








  21세기에 읽는 성경

  구약 39권 + 신약 27권 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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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읽는 성경


[image: 21세기에 읽는 성경 전체 표지]






21세기에 읽는 성경

구약 39권 + 신약 27권 합본

에덴에서 시작해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한 이야기.




이 책에 대하여

성경 66권 전체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고 부연 설명을 붙인 합본이다. 본문은 짧은 문장과 일상의 어휘를 사용했고, 각 장 아래에는 어원·고대 근동 사회 배경·고고학적 발견·세 종교(유대·기독·이슬람) 해석 차이·신약과 구약의 인용 관계 등을 함께 적었다.

권별 EPUB도 따로 받을 수 있다. 합본은 통독을 위한 한 권이다.





오랜 약속 (구약 39권)

아담에서 말라기까지 — 약속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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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세기 조망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앞 11장은 인류 전체의 시작을, 뒤 39장은 한 가문(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에 내려진 약속을 다룬다.


1부 · 원역사 (1~11장)

인류 전체의 시작



2부 · 아브라함 (12~25장)

떠남, 별 같은 자손, 모리아의 결박



3부 · 이삭과 야곱 (26~36장)

빼앗은 축복, 사닥다리, 얍복강의 씨름



4부 · 요셉 (37~50장)

형들의 배신, 노예에서 이집트의 2인자로




창세기 1장 — 세상이 만들어진 6일

1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2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도, 땅도, 빛도 없었다.

어둠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를 이름 없는 물이 덮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靈)은 그 물 위를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다.

3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라.”

빛이 생겼다.

4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으셨다.

5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

6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가운데에 빈 공간이 생겨서, 물과 물을 나누어라.”

7 하나님이 그 공간을 만드셔서, 위쪽 물과 아래쪽 물을 갈라놓으셨다.

8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셋째 날

9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마른 땅이 나타나라.”

10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흐름이 한쪽으로 모여들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

하나님은 땅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보시니 좋으셨다.

11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라.”

12 땅에서 풀이 솟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마다 자기 씨를 품은 열매가 맺혔다.

사과나무, 포도나무, 소나무 — 모든 식물이 다 자란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으셨다.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넷째 날

14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에 빛이 생겨서, 낮과 밤을 나누어라. 그 빛으로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해라.”

15 “땅 위를 비추어라.”

16 하나님은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다.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별들도 만드셨다.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18 낮과 밤을 다스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보시니 좋으셨다.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다섯째 날

20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가득 차라. 새는 땅 위 하늘을 날아라.”

21 하나님은 바다의 큰 생물들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날개 있는 새도 종류대로 만드셨다.

보시니 좋으셨다.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바다를 가득 채우고, 하늘을 가득 채워라.”

처음으로 ’새끼를 많이 낳으라’는 명령이 내려진 날이었다.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여섯째 날

24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만들어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 기어다니는 것, 들짐승을 각 종류대로.”

25 땅 위에 소, 양, 사자, 곰이 세워졌다.

뱀이 풀 사이로 미끄러져 지나갔다.

하나님이 보시니 좋으셨다.

26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잠깐 멈추셨다.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말투셨다.

“우리의 모습을 닮게,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시다. 기독교 전통은 이 표현을 삼위일체(하나님이 성부·성자·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의 첫 암시로 읽어왔다. 학자들은 다른 해석도 함께 제시한다 — 왕이 자기를 가리킬 때 쓰는 위엄의 복수형(영어로 왕이 “We”라고 자신을 칭하는 것과 비슷)이거나, 하나님 곁에 있는 천상의 회의(천사들에게 함께 만들자고 제안하시는 장면)로 보는 설이다. 어느 쪽이든 이 한 글자가 지난 2천 년 동안 신학자들을 가장 많이 고민하게 한 단어 중 하나다.

27 하나님은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흙을 모으시고, 뼈를 세우시고, 근육을 붙이시고, 피부를 덮으셨다.

심장이 들어앉았지만 — 아직 뛰지 않았다.

하나님이 몸을 숙여, 흙으로 빚은 사람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첫 숨.

사람의 가슴이 한 번 부풀었다. 눈꺼풀이 떨리며 떠졌다.

세상을 처음 보는 눈이었다.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세상 전체의 관리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갔다.

29 “내가 온 땅 위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것이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다.”

30 “땅의 모든 짐승,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에게도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준다.”

31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돌아보시니, 아주 좋으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다음 장 — 세상이 다 만들어진 뒤,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쉬신다. 그리고 동쪽에 정원 하나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손대면 안 되는 나무 하나를 심으신다.




창세기 2장 — 에덴이라는 첫 정원


일곱째 날

1 하늘과 땅,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다.

2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자기 일을 다 마치셨다.

그리고 그 날에 쉬셨다.

3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

세상이 처음으로 숨을 돌린 날이었다.

인류가 수천 년 뒤 ’주말’이라 부를 개념의 원본이, 이 날 등록되었다.





정원이 세워지기 전

4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 날,

5 땅에는 아직 들풀 하나 자라지 않았고 채소 하나 돋아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6 대신 땅에서 안개가 피어올라 땅 전체를 적셨다.

7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1장 27절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요약 카메라였다면, 이 2장 7절은 그 창조 장면의 슬로모션 리플레이다.





에덴 정원

8 여호와 하나님은 동쪽에 에덴(Eden) 이라는 땅에 정원 하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방금 빚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에덴의 좌표는 본문에 없다. 다만 이어지는 네 강 이름이 힌트다 — 학자들 대부분은 현대 이라크 남부, 페르시아만에 가까운 메소포타미아 일대로 추정한다.

9 여호와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를 심으셨다.


	생명 나무 — 먹으면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 이름 그대로다.







네 개의 강

10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 정원을 적셨다. 정원을 지나며 네 갈래로 갈라졌다.

11 첫째 강은 비손(Pishon · ㉸ 피손) 이다. 하윌라(Havilah) 온 땅을 감싸고 흐른다.

하윌라는 현대 아라비아 반도 어딘가로 추정된다. 비손강은 지금의 지도에 남아있지 않다.

12 그 땅에서는 순금이 난다. 향료로 쓰는 베델리엄과 호마노 보석도 난다.

13 둘째 강은 기혼(Gihon) 이다. 구스(Cush · ㉸ 쿠시) 온 땅을 감싸고 흐른다.

구스는 일반적으로 현재 수단·에티오피아 일대를 가리킨다. 일설로는 기혼이 나일강의 옛 이름이다.

14 셋째 강은 힛데겔(Hiddekel), 오늘날의 티그리스강이다. 앗수르(Asshur) 앞으로 흐른다 — 훗날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날 현대 이라크 북부다.

넷째 강은 유브라데(Euphrates), 오늘날의 유프라테스강이다.

두 강은 여전히 현대 이라크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다. 에덴의 좌표가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은 셈이다.





정원 관리자

15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정원으로 데려가,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관리’가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다. 놀고먹는 게 아니다.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일’이 주어졌다. 다만 아직 ’노동의 고통’은 없었다.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정원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17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에덴 캠퍼스의 단 하나의 규정이었다.





짝을 찾다

18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에게 어울리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6일 내내 “좋다, 좋다”만 연발하시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입 밖에 내신 부정 평가였다.

19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사람 앞으로 데려오셨다.

사람이 각 생물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시려는 것이었다.

사람이 부른 그 이름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다.

20 사람은 모든 가축, 공중의 새,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였다.

인류 최초의 생물 분류학이었다.

그러나 — 그 어느 생물도 그의 짝은 되지 못했다.

사자는 멋졌지만 대화가 안 됐다. 독수리는 아름다웠지만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았다. 양은 따뜻했지만 눈을 마주 바라보지 않았다.

사람은 마지막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나서,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뭔지 짐작하기 시작했다.





여자의 창조

21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깊은 잠을 내리셨다.

사람이 잠든 사이, 하나님은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살로 그 자리를 메우셨다.

전신 마취의 원형이다.

22 그 갈비뼈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여자를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23 사람이 깨어났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을 보았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시(詩)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것이야말로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אִישׁ)’, 여자는 ‘이샤(אִשָּׁה)’. 발음부터 한 쌍이다.

24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전 세계 모든 결혼 서약문의 뿌리가 되는 문장이 여기서 나왔다.

25 그때 남자와 여자는 둘 다 벌거벗은 채였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장 — 정원에 방문객이 나타난다. 모든 짐승 중 가장 영리한 자, 말을 걸 줄 아는 뱀이다.




창세기 3장 — 금지된 한 입


뱀의 질문

1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영리한 것은 뱀이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정원의 나무 열매는 모두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질문의 형태를 띠었지만, 질문이 아니었다. 왜곡이었다.

2 여자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정원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됩니다.”

3 “하지만 정원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고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4 뱀이 말했다.

“절대 죽지 않아요.”

5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먹는 날,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됩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거든요.”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는 것. 하나님에게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무는 당신을 더 낫게 만든다는 것.





결정의 순간

6 여자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보기에 좋았다. 먹음직스러웠다. 그리고 — 지혜롭게 해줄 것 같았다.

여자는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남자에게도 주었다. 남자도 먹었다.

성경 본문에서 남자는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뱀과 논쟁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냥 받아먹었다.

7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이 처음으로 깨달은 것은 —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 몸을 가렸다.

에덴에서의 첫 번째 제작물이었다.





발소리

8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간, 여호와 하나님이 정원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와 여자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

9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를 부르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10 남자가 답했다.

“정원에서 하나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벗었기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11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누가 네가 벗었다고 알려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남자가 말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범인을 지목하는 속도가 빨랐다. 이틀 전 “내 뼈 중의 뼈”라고 시를 읊었던 그 남자다.

13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찌 이런 일을 하였느냐?”

“뱀이 저를 꾀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세 가지 선고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 것이다.”

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원수를 두겠다. 여자의 자손은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한 절이 수천 년에 걸쳐 수없이 해석되었다. ’여자의 자손’이 누구냐는 질문과 함께.

16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겠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이 너로 인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18 “땅은 네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다.”

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네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추방

20 남자는 아내의 이름을 하와(Havvah) 라고 지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는 뜻이었다.

21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무화과 잎은 오래가지 못한다. 짐승 한 마리가 죽었다. 가죽을 위해. 에덴에서의 첫 번째 피였다.

22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선과 악을 아는 일에서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이제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될까 두렵다.”

23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에덴(Eden — 메소포타미아 남부) 정원에서 내보내셨다.

그가 원래 나온 흙을 경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24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신 뒤, 에덴 정원 동쪽에 그룹(Cherubim — 천사의 일종) 들과 사방으로 번쩍이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에덴의 문은 이렇게 닫혔다.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다음 장 — 에덴 밖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다. 하나는 땅을 갈고, 하나는 양을 친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다.




창세기 4장 — 최초의 살인


두 형제

1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Cain · ㉸ 카인)을 낳았다.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

2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Abel)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다.





제물

3 세월이 흘렀다.

가인은 땅의 소산 일부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4 아벨도 자기 양 떼 가운데 첫 새끼, 그것도 기름진 부분을 가져다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5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아벨은 ’첫 것’을 가져왔고, 가인은 그냥 ’일부’를 가져왔다는 차이만 있다.

가인이 몹시 분노했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찌 분노하느냐? 어찌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7 “네가 올바르게 하면 낯을 들 수 있지 않겠느냐?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경고였다. 명확한 경고였다.





들판에서

8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말했다.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둘이 들판에 나갔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성경에서 가장 짧고 가장 무거운 장면 중 하나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형이 동생을. 피가 땅에 스몄다.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있다.”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12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네게 그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 위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표

13 가인이 여호와께 말했다.

“제 벌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습니다.”

14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 위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이고, 땅 위에서 방랑자가 됩니다.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겠습니다.”

15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그를 만나는 자가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형벌은 죽음이 아니었다. 더 가혹한 것 — 평생의 유랑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랑자를 보호하셨다.





놋 땅

16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놋(Nod — 에덴 동쪽, 정확한 위치 불명) 땅에 정착했다.

17 가인이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Enoch)을 낳았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아들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다. ’가인의 아내’는 어디서 왔는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18 에녹에서 이랏이, 이랏에서 므후야엘이, 므후야엘에서 므드사엘이, 므드사엘에서 라멕(Lamech)이 태어났다.

19 라멕은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하나는 아다(Adah), 하나는 씰라(Zillah)였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일부다처제다. 무덤덤하게 기록되어 있다.





문명의 조상들

20 아다는 야발(Jabal)을 낳았다.

야발은 천막에 살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21 야발의 동생은 유발(Jubal)이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농업, 목축, 음악. 문명의 원형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고 있다.

22 씰라도 두발가인(Tubal-cain · ㉸ 투발카인)을 낳았다.

그는 구리와 쇠로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야금술이다. 이제 금속이 등장했다.





라멕의 노래

23 라멕이 두 아내에게 말했다.

“아다와 씰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에 대해 사람을 죽였고, 내 손이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젊은이를 죽였다.”

24 “가인을 위해 일곱 배의 복수가 있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일흔일곱 배이리라.”

15절을 다시 봐야 이해가 된다. 가인의 형벌은 죽음이 아니라 평생 방랑이었다. 그 방랑자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 배로 벌을 받는다”고 못 박으셨다 — 살인자조차 그렇게 보호하셨다는 뜻이다. 라멕은 그 약속을 그대로 가져와 자기 몫은 일흔일곱 배라고 외친다.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가인이 받은 보호의 열한 배를 자기에게 두르는 셈이다. 가인은 적어도 두려워했다(“제 벌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멕은 노래한다. 살인을 자랑하는 노래다. 불과 몇 세대 만에 가인의 후예는 복수를 미덕으로 노래하는 데까지 왔다.





새 출발

25 아담이 다시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의 이름을 셋(Seth)이라 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앗을 주셨다.”

26 셋도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에노스(Enosh)라 했다.

그때였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살인과 복수의 노래가 흐르는 세상에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두 흐름이 처음으로 갈라졌다.



다음 장 — 아담에서 노아까지. 수백 년씩 살다 죽는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그 긴 명단 사이에, 죽지 않고 사라진 한 사람이 있다.




창세기 5장 — 아담에서 노아까지


족보의 시작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2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창조하신 날에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3 아담은 130살에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셋(Seth)이라 했다.

4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5 아담의 나이는 모두 930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 — 이 구절이 이 장에서 반복된다. 마치 종소리처럼.





셋에서 에녹까지

6 셋은 105살에 에노스(Enosh)를 낳았다.

7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8 셋의 나이는 모두 912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9 에노스는 90살에 게난(Kenan · ㉸ 케난)을 낳았다.

10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11 에노스의 나이는 모두 905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12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렐(Mahalalel)을 낳았다.

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14 게난의 나이는 모두 910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15 마할랄렐은 65살에 야렛(Jared · ㉸ 예렛)을 낳았다.

16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17 마할랄렐의 나이는 모두 895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18 야렛은 162살에 에녹(Enoch)을 낳았다.

19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20 야렛의 나이는 모두 962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예외

21 에녹은 65살에 므두셀라(Methuselah · ㉸ 므투셀라)를 낳았다.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23 에녹의 나이는 모두 365살이었다.

24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가 없다. 아홉 명 중 오직 에녹에게만.

365년.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짧은 편이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성경 전체에서 죽음 없이 사라진 사람은 손에 꼽힌다. 에녹이 그 첫 번째다.





므두셀라와 라멕

25 므두셀라는 187살에 라멕(Lamech)을 낳았다.

26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27 므두셀라의 나이는 모두 969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장수’의 대명사로 쓰인다.

28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29 그 이름을 노아(Noah)라 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힘들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위로할 것이다.”

‘노아(Noah)’는 히브리어로 ’안식’, ’위로’에서 온 이름이다. 라멕은 아들을 안고서 예언처럼 말했다.

30 노아를 낳은 후 라멕은 595년을 더 살며 자녀들을 낳았다.

31 라멕의 나이는 모두 777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노아의 세 아들

32 노아는 500살이 된 후에 셈(Shem), 함(Ham), 야벳(Japheth · ㉸ 야펫)을 낳았다.

아담 130살 → 셋. 므두셀라 187살 → 라멕. 라멕 182살 → 노아. 노아 500살 → 셋 아들들.

수백 년이 쌓이고 쌓인 족보다. 그 긴 시간 위로 이름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간다. 930살, 912살, 905살 —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아래로.

고대 근동의 다른 전승과 비교하면 흥미롭다. 수메르 왕 명부(Sumerian King List)는 대홍수 이전 여덟 명의 왕이 각각 28,800년에서 43,200년씩 다스렸다고 적는다 — 가장 오래 통치한 알울림(Alulim) 왕은 28,800년이다. 그 옆에 두면 창세기 5장의 백 단위 수명은 도리어 절제되어 보인다. 다만 메소포타미아 전승은 ’왕의 통치 기간’을, 창세기는 ’한 사람의 일생’을 적는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양쪽 다 “홍수 이전 시대는 길었다”는 공통 기억을 공유하면서, 창세기는 그 시대를 신화적 영웅이 아니라 한 가족의 족보로 기록한다.



다음 장 — 족보가 끝나자마자, 하늘 아래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땅 위의 죄악이 가득 찼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리고 노아에게 배를 설계하는 명령이 내려진다.




창세기 6장 — 홍수 이전의 결정


하나님의 아들들

1 사람이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딸들이 태어났다.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를 두고 해석이 오래 갈렸다 — 천사들인가, 경건한 셋의 후손인가, 고대 권력자들인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3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육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심판의 유예였다. 120년의 시한이 주어졌다.

4 당시에 땅에 네피림(Nephilim) 이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자녀를 낳던 그 시절에도 있었다. 그들은 고대의 영웅이요, 이름 높은 용사들이었다.

네피림(Nephilim) — ‘쓰러뜨리는 자들’ 또는 ‘쓰러진 자들’(히브리어 nāphal ’떨어지다’에서)로 풀이된다. 같은 시대 메소포타미아 영웅담에 익숙한 모티프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길가메시(Gilgamesh)는 “삼분의 이는 신, 삼분의 일은 인간”으로 묘사되며, 우루크(Uruk)에 거대한 성벽을 쌓은 영웅으로 등장한다. 수메르 전통의 압칼루(Apkallu) — 홍수 이전 일곱 현자 — 도 신적 존재와 인간의 자식으로 그려진다. 본문은 그런 고대 근동 사회의 영웅 전승과 같은 지층에 서 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명시되지 않는다 — 천사로 보는 해석(에녹서·유다서가 이렇게 인용), 셋(Seth)의 경건한 후손, 권력 엘리트 등 해석이 갈려 왔다. 민수기 13:33에서는 가나안의 거인들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다.





후회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셨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6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7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창조주가 자신의 작품을 보며 후회하신다는 것 — 이 장면의 무게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은총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

9 이것은 노아의 이야기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시 세대에서 흠 없는 자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에녹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죽지 않았다. 노아도 함께 걸었다. 그에게도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다.

10 노아는 세 아들, 곧 셈, 함, 야벳을 낳았다.

11 하나님 앞에서 땅이 썩었다. 땅에 포악함이 가득 찼다.

12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육체를 가진 모든 자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썩게 했기 때문이다.





명령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14 “너는 고페르(gopher)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15 “방주의 크기는 이렇다.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

300규빗 × 50규빗 × 30규빗 — 환산하면 약 137m × 23m × 14m. 3층 구조. 현대 기준으로도 작지 않은 선박이다.

16 “방주에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 옆에 문을 내고, 3층으로 만들어라.”

17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숨 쉬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것이 죽을 것이다.”

18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약속(언약)을 세울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 네 아내와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올 것이다.”

19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두 마리씩,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려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라.”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 두 마리씩 네게로 나아와 살아남게 하라.”

21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가져다가 저장해 두어라.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22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단 한 줄의 반응이다. 반론도 없고, 질문도 없다. 다 했다.



다음 장 — 방주가 완성되고, 탑승이 시작된다. 7일 후,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음의 샘이 터진다. 그리고 세상이 물에 잠긴다.




창세기 7장 — 홍수가 시작되다


탑승 명령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

2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데려가라.”

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 쌍씩 데려가라. 온 땅 위에 씨를 살려두려는 것이다.”

4 “지금부터 7일 후에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내가 만든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5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600살 되던 해

6 홍수가 땅에 일어났을 때 노아는 600살이었다.

7 노아는 홍수를 피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9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방주로 들어갔다.

10 7일이 지나자 홍수가 땅 위에 일어났다.





문이 닫히다

11 노아의 나이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7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다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 위와 땅 아래, 양쪽에서 동시에 터졌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 — 2장에서 갈라놓았던 그 물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12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쏟아졌다.

13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14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 숨 쉬는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다.

16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갔다.

여호와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물이 차오르다

17 40일 동안 홍수가 땅 위에 있었다. 물이 불어나 방주를 들어올렸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18 물이 더 많아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났다. 방주는 수면 위를 떠다녔다.

19 물이 땅 위에 넘쳤다.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20 물이 더 불어나 산들을 덮되 15규빗(약 7미터) 더 덮었다.

가장 높은 봉우리 위로도 7미터의 물이 있었다는 말이다.





모든 것이 죽다

21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22 육지에 있는 것들 중 숨 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

23 땅 위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24 물이 땅 위에 150일 동안 넘쳤다.

40일의 비, 그 다음 150일의 물. 방주 안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지 — 동물들의 소리, 흔들리는 배, 그리고 창밖으로는 끝없는 물.



다음 장 —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라라트산 꼭대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다.




창세기 8장 — 물이 빠지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기억하셨다’ — 히브리어로 ‘자카르(זָכַר)’. 단순히 생각났다는 뜻이 아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2 큰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혔다.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가 그쳤다.

3 물이 땅에서 물러가며 점점 줄어들었다.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었다.





방주가 멈추다

4 일곱째 달 열일곱째 날, 방주가 아라랏(Ararat — 터키 동부 아라라트산) 산 위에 머물렀다.

5 물이 계속 줄어들더니 열째 달 첫째 날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6 40일이 지났다.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다.

7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

8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다. 땅 위에 물이 줄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9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물이 아직 온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다.

10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다.

11 저녁때 비둘기가 돌아왔다.

부리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물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 땅에서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감람나무 가지를 문 비둘기 — 이후 수천 년 동안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 된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로 보내는 이 장면은 길가메시 서사시(Epic of Gilgamesh) 11번째 토판의 우트나피쉬팀(Utnapishtim) 홍수 이야기와 거의 그대로 겹친다. 우트나피쉬팀의 배도 산에 머문 뒤 비둘기, 제비, 까마귀를 차례로 내보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밖으로 나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린다. 더 오래된 아트라하시스(Atrahasis) 서사시(BC 1700년경)에도 같은 골격의 홍수 이야기가 있다 — 신이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결정 → 한 사람만 미리 알고 큰 배를 만들어 가족·짐승을 태움 → 살아남아 제사를 드림. 차이는 동기에 있다. 메소포타미아 전승에서는 신들이 “인간이 시끄럽다”는 등의 변덕으로 홍수를 보낸다. 창세기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원인이고, 한 분 하나님의 결단이며, 끝에 무지개라는 약속까지 이어진다 — 같은 골격, 다른 신학.

고고학적 한계 — 전 지구 규모의 홍수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메소포타미아 일부 도시(우르, 슈루팍, 키시)에서 BC 3000년 전후의 홍수 퇴적층이 발굴됐지만 이는 지역 단위였고, 동시기 이집트·인더스·중국은 정상적인 문화층을 이어 갔다. 그래서 학계 다수는 창세기 홍수가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알던 세계 전체”의 홍수로 — 지역 사건이 우주적 의미로 기억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비교 신화(길가메시·아트라하시스)들이 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점도 그 가설과 맞아떨어진다. 아라랏 일대에서 “노아의 방주” 잔해를 찾았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학계가 인정한 발견은 아직 없다.

12 7일을 또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

비둘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땅이 마르다

13 노아의 나이 601살 첫째 달 첫째 날, 땅 위의 물이 걷혔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걷어내고 내다보니 땅 표면이 마르기 시작했다.

14 둘째 달 스물일곱째 날, 땅이 완전히 말랐다.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네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너라.”

17 “네게 있는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고 나오너라. 그들이 땅에서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하여라.”

18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19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새, 땅 위의 모든 생물이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방주에 들어간 순서의 역순으로 나왔다. 세상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첫 번제

20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골라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다.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지만, 내가 다시는 내가 한 것처럼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홍수 이전과 이후, 하나님의 평가는 같다 —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6:5, 8:21). 달라진 것은 결론이다. 이전에는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다. 이후에는 용납의 근거가 된다.

22 “땅이 있는 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다음 장 —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언약)을 맺으신다. 하늘에 무지개가 걸린다. 그리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포도원을 가꾸다가, 취해 쓰러진다. 세 아들의 운명이 그 밤에 갈린다.




창세기 9장 — 무지개 언약과 노아의 수치


새로운 시작

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차라.”

1장 28절의 그 명령이 다시 내려졌다. 리셋이었다.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은 너희 손에 맡겼다.”

에덴에서 아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다. 그 관계는 평화로웠다. 이제는 다르다.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무언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3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 음식이 될 것이다. 내가 채소를 준 것처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마라.”

5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겠다. 짐승에게서도 찾겠고, 사람에게서도 찾겠다. 사람의 형제에게서도 찾겠다.”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7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 차서 그 안에서 번성하라.”





무지개 언약

8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9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약속(언약)을 세울 것이다.”

10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온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과도 약속을 세울 것이다.”

11 “내가 너희와 약속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멸절되지 않겠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

1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약속의 표시다.”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약속을 기억하겠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16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겠다.”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약속의 표시다.”

하나님이 먼저 지키겠다고 하셨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표시를 보고 기억하겠다고 하셨다. 일방적인 약속이다.





포도원과 수치

18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19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니, 온 땅의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퍼져 나갔다.

20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천막 안에 벌거벗고 누웠다.

22 가나안의 아버지 함(Ham)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함이 무엇을 했는지 본문은 ’보고 알렸다’고만 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저주의 강도로 보아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23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었다.

그들의 얼굴은 돌린 채였으므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았다.





세 아들의 운명

24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25 말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가장 낮은 종이 되리라.”

26 또 말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

27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하사 셈의 천막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저주받은 것은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었다. 이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와 이 저주가 연결된다. 그러나 저주는 예언이지, 정당화가 아니다.





노아의 마지막

28 홍수 뒤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다.

29 노아의 나이는 모두 950살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홍수를 건넌 자, 하나님과 함께 걸은 자, 무지개 약속의 증인. 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다. 아담처럼.



다음 장 — 셈, 함, 야벳 세 아들에게서 민족들이 갈라져 나온다. 70개의 이름, 70개의 민족.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니므롯이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을 세우기 시작한다.




창세기 10장 — 열방의 족보


세 갈래

1 이것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계보다.

홍수 뒤에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태어났다.

이 장은 ’민족들의 표(Table of Nations)’라고 불린다. 70개의 이름, 70개의 민족. 당시 세계 지도가 족보 형식으로 펼쳐진다.





야벳의 후손 — 북방과 해안

2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였다.

3 고멜의 아들들은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였다.

4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다시스, 깃딤, 도다님이었다.

5 이들에게서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자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해안 지방에 퍼졌다.

야벳 계열은 유라시아 북방과 지중해 해안 민족들의 원류로 읽힌다 — 고멜은 켈트·스키타이, 마대는 메디아(페르시아), 야완은 이오니아(그리스), 두발과 메섹은 소아시아 북부 민족들.





함의 후손 — 아프리카와 가나안

6 함의 아들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수단 일대,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현대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논 지역이다.

7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였다.

라아마의 아들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





니므롯 — 최초의 제국 건설자

8 구스가 니므롯(Nimrod)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강한 영웅이 되었다.

9 그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10 그의 나라는 시날(Shinar — 이라크 남부, 바빌로니아 일대) 땅의 바벨(Babel — 바빌론, 현대 이라크 힐라), 에렉, 악갓,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11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Asshur)로 나아가 니느웨(Nineveh — 현대 이라크 모술 인근) 와 르호봇이르와 갈라(Calah — 니므롯 유적, 이라크) 를 세우고,

12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레센은 큰 도시였다.

바빌론에서 니느웨까지 —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이 한 사람의 손 아래 놓이기 시작했다. 역사상 처음 등장하는 제국 건설자의 이름이 니므롯이다.

13 미스라임(이집트)은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

14 바드루심,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다.

15 가나안은 첫째 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16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17 히위 사람, 알가 사람, 신 사람,

18 아르왓 사람, 스말 사람, 하맛 사람을 낳았다.

이후 가나안 부족들이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19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20 이들이 함의 자손으로, 그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셈의 후손 — 동방과 히브리의 뿌리

21 셈은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었다. 셈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다.

22 셈의 아들들은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이었다.

23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 훌, 게델, 마스였다.

24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Eber)을 낳았다.

에벨 — ’히브리(Hebrew)’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서 온다는 해석이 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부를 때의 그 히브리다.

25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Peleg)이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었다.

벨렉의 동생 이름은 욕단이었다.

26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27 하도람, 우살, 디글라,

28 오발, 아비마엘, 스바,

29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다.

30 그들이 살던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지였다.

31 이들이 셈의 자손으로, 그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열방

32 이들은 그 종족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노아 자손의 민족들이었다.

홍수 뒤에 이들에게서 온 땅의 민족들이 나뉘었다.

세 아들, 세 계열, 70개의 이름. 이 족보는 당시 알려진 세계 전체를 한 가족의 이야기로 엮는다. 한 배에서 내린 여덟 명에서 온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장 —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멈추었다. 그리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기로 결정한다.




창세기 11장 — 바벨, 언어가 쪼개진 날


하나의 언어

1 그때는 온 땅이 한 언어였다. 단어 하나, 말씨 하나.

2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다가 시날(Shinar) 평지 — 현대 이라크 남부 바빌로니아 일대 — 를 발견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3 그들이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벽돌을 구워 단단하게 만들자.”

돌이 없는 평야였다. 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돌 대신 역청을 시멘트로 썼다.

현대 콘크리트의 조상이다.

4 그리고 계획이 나왔다.

“자, 도시와 탑을 쌓자.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우리 이름을 남기고, 온 땅에 흩어지지 말자.”

하늘을 찌르는 탑. 이름을 영원히 남기겠다는 욕망. 흩어지지 않겠다는 결의.

세 가지 동기가 한데 뭉쳐 공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다

5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사람들이 쌓는 도시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는 표현이 눈에 띈다. 하늘에 닿겠다고 쌓았지만, 그 탑은 하나님이 몸을 낮춰야 겨우 보일 만큼 작았다는 뜻이다.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들이 한 민족이요 언어도 하나이다. 이것은 그들이 시작한 일이고, 이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협이 아니라 진단이었다.

한 언어, 하나의 의지, 하나의 목표 — 그 조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또 ’우리’다. 창세기 1장 26절과 같은 복수.

8 여호와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땅에 흩으셨다.

도시 쌓는 일이 멈췄다.

9 그래서 그 이름이 바벨(Babel) 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뒤섞으셨기 때문이다.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잡’을 뜻한다. 오늘날 이라크 힐라 근처, 고대 바빌론의 자리다.

고고학 — 본문이 묘사하는 그 도시·탑이 어떤 특정 유적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바벨(Babel)을 바빌론(Babylon)으로, 탑을 그 도시의 중심 지구라트 에테메난키(Etemenanki — “하늘과 땅의 기초의 집”)로 본다. 에테메난키 자체는 청동기 중기에 처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오늘 발굴되는 거대한 형태는 후대 신바빌로니아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BC 6세기)가 재건한 것이다. 따라서 본문의 탑이 에테메난키와 직접 같은 구조물인지, 그 양식을 가진 더 이른 시기의 다른 지구라트인지는 미해결이다. 다만 이 시기 메소포타미아 평지 곳곳에 비슷한 양식의 신전탑이 동시다발적으로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점은 발굴로 확인됐다 —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4절)는 본문의 야망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셈의 족보

10 셈의 후손은 이렇다.

셈은 홍수 후 2년이 되던 해에 아르박삿(Arpachshad)을 낳았다. 그때 셈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11 아르박삿을 낳은 뒤 셈은 500년을 더 살았다.

12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Shelah)를 낳았다.

13 셀라를 낳은 뒤 아르박삿은 403년을 더 살았다.

14 셀라는 30살에 에벨(Eber)을 낳았다.

15 에벨을 낳은 뒤 셀라는 403년을 더 살았다.

16 에벨은 34살에 벨렉(Peleg)을 낳았다.

17 벨렉을 낳은 뒤 에벨은 430년을 더 살았다.

18 벨렉은 30살에 르우(Reu)를 낳았다.

19 르우를 낳은 뒤 벨렉은 209년을 더 살았다.

20 르우는 32살에 스룩(Serug)을 낳았다.

21 스룩을 낳은 뒤 르우는 207년을 더 살았다.

22 스룩은 30살에 나홀(Nahor)을 낳았다.

23 나홀을 낳은 뒤 스룩은 200년을 더 살았다.

24 나홀은 29살에 데라(Terah · ㉸ 테라)를 낳았다.

25 데라를 낳은 뒤 나홀은 119년을 더 살았다.





데라와 아브람

26 데라는 70살에 아브람(Abram), 나홀, 하란을 낳았다.

27 데라의 후손은 이렇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Lot)을 낳았다.

28 그러나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것도 고향 땅, 갈대아 우르(Ur of Chaldees · ㉸ 칼데아 우르) — 현대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 근처, 텔 알 무카야르로 불리는 곳 — 에서.

29 아브람과 나홀은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Sarai · ㉸ 사라이),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Milcah)였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

30 사래는 임신을 못 했다. 자식이 없었다.

이 한 줄이 앞으로 수십 장을 끌고 간다.

31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목적지는 가나안(Canaan) — 지금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논 땅 — 이었다.

그런데 하란(Haran) — 현대 터키 남동부 산르우르파주의 도시 — 에 이르러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다.

32 데라는 205살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가나안에는 끝내 닿지 못했다. 그 여정은 아들에게 넘어간다.

고고학 — 갈대아 우르(현대 이라크 남부 텔 알 무카야르)는 1922~1934년 영국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Leonard Woolley)가 본격 발굴해 세상에 알려졌다. 달의 신 난나에게 봉헌한 거대한 지구라트, 왕실 묘에서 나온 황금 투구·청금석 장식·인신순장된 시종들 — 청동기 초기(BC 2900~2000)의 화려한 도시국가였음이 입증됐다. 데라 가족이 떠난 시점은 그 황금기 끝자락, 우르 제3왕조(BC 2112~2004)가 무너지던 무렵으로 추정된다. 강력한 도시문명에서 빠져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은 — 정착민이 유목민의 길로 내려가는 길이기도 했다.



다음 장 — 데라의 아들, 아브람에게 명령이 내린다. “떠나라.” 행선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창세기 12장 —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명령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태어난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지 않는 명령이었다. ‘보여줄 땅’ — 가봐야 안다.

2 그리고 약속이 이어졌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3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섯 개의 약속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민족, 복, 이름, 복의 근원, 보호, 그리고 열방의 복.

아브람의 나이 75살이었다.

고고학적 한계 — 아브라함·이삭·야곱 개인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비문이나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동시대 이집트·메소포타미아 문서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 그들은 권력자나 도시 지배층이 아닌 가족 단위 유목민이었고, 당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이야기를 둘러싼 세부 — 결혼 관습, 매장 절차, 상속, 노예 거래, 계약 양식, 이름의 어형 — 이 청동기 중기(BC 2000~1500) 고대 근동 사회의 자료들과 정확히 들어맞는다는 점은 학계가 거듭 확인했다(마리, 누지, 알라라크 점토판). 인물의 직접 기록은 없지만, 시대 배경의 직조는 정교하게 그 시대의 것이라는 평가다.





출발

4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떠났다. 롯도 함께했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Canaan) — 지금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레바논 땅 — 을 향해 출발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렀다.

6 아브람은 그 땅을 지나 세겜(Shechem · ㉸ 스켐) — 현대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 의 모레(Moreh) 상수리나무 있는 곳까지 왔다.

그때 가나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가나안을 가로지르다

8 거기서 아브람은 더 이동했다.

벧엘(Bethel · ㉸ 베텔) — 예루살렘 북쪽 약 19km, 오늘날 베이틴 — 동쪽 산지로 옮겨, 벧엘은 서쪽에, 아이(Ai) — 벧엘 바로 동쪽 — 는 동쪽에 두고 천막을 쳤다.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9 아브람은 계속 이동하여 네게브(Negev) —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대 — 로 향했다.





이집트로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심각했다.

아브람은 이집트(애굽) 로 내려가 잠시 머물기로 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활동 시기를 대략 BC 2000년 무렵으로 본다. 그 무렵 이집트는 중왕국 시대(12왕조), 강력한 파라오들이 다스리던 전성기였다. 아브람이 만난 파라오는 아메넴헤트 1세 또는 그의 후계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성경은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11 이집트 국경이 가까워질 때, 아브람이 아내 사래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나는 안다.”

12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남자의 아내’라 하고는,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다.”

13 “제발 내 누이라고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 덕분에 내가 살겠고 나도 잘 될 것이다.”

두려움이 만든 계획이었다. 거짓말이지만 반쪽짜리 진실이기도 했다 — 사래는 실제로 아브람의 이복 누이였다. 그러나 아내라는 사실은 숨겼다.

14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섰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래를 보았다. 아주 아름다웠다.

15 파라오(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에게 칭찬했다.

사래는 파라오의 궁으로 불려들어갔다.

16 아브람은 그녀 덕분에 좋은 대우를 받았다.

파라오에게서 양과 소와 수나귀와 남녀 종들, 암나귀와 낙타들을 받았다.





발각

17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래 때문에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18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렀다.

“당신이 내게 왜 이런 일을 했소? 어째서 그녀가 당신 아내라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소?”

19 “왜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아내로 삼게 만들었소? 자, 당신 아내를 데리고 가시오.”

20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시켰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내보내라고.

쫓겨났다. 이집트 최강 권력자에게 거짓이 들통나 추방당했다. 그러나 아브람의 소유는 오히려 더 늘어 있었다.



다음 장 — 이집트에서 돌아온 아브람과 롯. 땅이 두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창세기 13장 — 롯은 왼쪽, 아브람은 오른쪽


귀환

1 아브람은 이집트를 떠나 네게브(Negev) — 이스라엘 남부 사막 — 로 올라왔다.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롯도 함께였다.

2 아브람은 이미 부자였다. 가축이 많고, 은금이 넉넉했다.

3 그는 네게브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계속해 벧엘(Bethel · ㉸ 베텔) — 예루살렘 북쪽 약 19km, 오늘날 베이틴 — 에까지 이르렀다. 처음에 천막을 쳤던 그 자리, 벧엘과 아이(Ai) 사이 산지였다.

4 그곳은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아브람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땅이 좁아지다

5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 떼와 소 떼와 천막이 많았다.

6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둘이 함께 살기에는 소유가 너무 많았다.

7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고 있었다. 좁은 땅에 여러 집단이 섞여 있었다.





아브람의 제안

8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 친척 사이잖아. 나랑 너 사이에, 내 목자들이랑 네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9 “온 땅이 네 앞에 있잖아. 우리 갈라지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마.”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삼촌이었다. 나이도 위, 믿음도 앞선 사람이 양보했다.





롯의 선택

10 롯이 고개를 들어 요단 온 들을 바라보았다. 그 일대는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일이었다. 소알까지 온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처럼 넉넉해 보였다.

11 롯은 요단 온 들을 선택했다.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갈라섰다.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롯은 요단 들의 여러 도시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소돔(Sodom) — 사해 남쪽으로 추정되는 지역 — 까지 이르렀다.

13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했다. 아주 심각하게.

롯은 땅의 비옥함만 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은 보지 않았다.





아브람에게 다시 약속하시다

14 롯이 떠난 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15 “네가 보는 이 땅 전부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16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겠지.”

17 “일어나서 그 땅을 이리저리 걸어다녀 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롯이 가져간 땅도 결국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18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Hebron) — 현대 팔레스타인 헤브론 — 의 마므레(Mamre) 상수리나무들 있는 곳에 이르러 거기 살았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이 세 번째로 쌓은 제단이었다. 가나안에 발을 디딘 뒤, 세겜에서, 벧엘 근처에서,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다음 장 — 왕들이 전쟁을 벌인다. 롯이 그 전쟁에 휘말려 포로가 된다.




창세기 14장 — 318명과 밤의 기습


왕들의 전쟁

1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Chedorlaomer), 고임 왕 디달의 시대였다.

2 이 4왕 연합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소알 왕 벨라 — 이 5왕 연합과 전쟁을 벌였다.

3 5왕이 싯딤 골짜기 — 사해로 합류한 곳 — 에 집결했다.

4 그들은 열두 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는데, 열세 해에 반란을 일으켰다.

5 열네 해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출정해 르바임 부족, 수스 부족, 에밈 부족을 쳤다.

6 호리 부족도 쳤고,

7 엔미스밧 곧 가데스로 돌아와 아말렉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부족도 쳤다.





5왕 연합의 패배

8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다.

9 상대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 4왕 대 5왕이었다.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치다가 그 구덩이에 빠졌다.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11 4왕 연합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음식을 빼앗아 갔다.

12 그리고 소돔에 살던 아브람의 조카 롯도 끌고 갔다. 그의 재산도 함께.

요단 들을 선택했던 롯이 결국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





아브람의 출격

13 피신한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찾아와 이 사실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때 마므레(Mamre) — 헤브론 근처 — 의 상수리나무 곁에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였는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었다.

14 아브람은 조카가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종 318명을 이끌고 단(Dan) — 갈릴리 북쪽 — 까지 추격했다.

15 밤에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기습했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쳐서 물리치고, 다메섹(Damascus) — 현대 시리아 다마스쿠스 — 왼편 호바까지 뒤쫓았다.

16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되찾았다. 조카 롯과 그의 재산, 그리고 여자들과 백성도 모두 데리고 돌아왔다.

훈련된 318명이 4왕 연합군을 밤에 기습해 대승을 거뒀다. 아브람은 군인이 아니었다. 유목민이었다.





멜기세덱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맞이했다.

18 그런데 살렘(Salem) —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 — 왕 멜기세덱(Melchizedek)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다.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 “네 대적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브람은 그에게 모든 것의 십일조를 주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왕이었다. 레위 지파도, 모세의 율법도 존재하기 훨씬 전의 제사장. 그래서 성경은 훗날 이 인물을 다시 꺼낸다.





소돔 왕의 제안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제게 돌려주시고, 재물은 가지십시오.”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대답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했소.”

23 “당신 것은 실 한 오라기도, 신발 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소. 나중에 ’내가 아브람을 부자가 되게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오.”

24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가져가게 해 주시오.”

완전한 거절이었다. 소돔의 재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아브람은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부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두겠다는 선언이었다.



다음 장 — 전쟁의 흥분이 가라앉은 뒤, 하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신다. 아브람은 오래된 질문을 꺼낸다. “아직도 자식이 없는데요.”




창세기 15장 — 별을 세어 보라


환상 속의 대화

1 이 일들이 있은 후,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왔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다.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2 아브람이 말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도 없이 이대로 죽을 것이고, 제 집을 물려받을 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Eliezer · ㉸ 엘리에제르)입니다.”

3 “주께서 제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태어난 자가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약속받은 지 세월이 흘렀다. 아브람의 믿음에 균열이 아니라, 물음이 쌓인 것이었다.





별을 세어 보라

4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왔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5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세어 봐라. 셀 수 있겠냐?”

밤하늘이었다. 별이 쏟아졌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올바름 으로 여기셨다.

이 한 문장이 수천 년 뒤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소환된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신학의 뿌리가 여기 박혀 있다.





땅의 약속

7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다.”

8 아브람이 물었다.

“주 여호와여, 제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과 확인 요청은 다른 것이다. 아브람은 증표를 구했다.

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았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

11 맹금류들이 그 사체 위로 내려왔다. 아브람이 쫓았다.





캄캄한 공포와 예언

12 해가 질 무렵,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왔다. 크고 캄캄한 공포가 그를 덮었다.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알아라. 네 자손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네 자손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14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직접 징벌하겠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묻힐 것이다.”

16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부족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400년의 예언이었다. 아브람은 그 끝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들었다.





횃불이 지나가다

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개 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다.

고대 근동의 약속 체결 방식이었다. 당사자들이 쪼갠 동물 사이를 걸어 지나가며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저 짐승처럼 되리라”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진 채였다. 일방적인 약속이었다. 아브람의 조건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홀로 보증한 약속.

18 그 날,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약속을 맺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19 20 21 그 땅에 사는 열 부족을 열거하셨다. 겐 부족, 그니스 부족, 갓몬 부족, 헷 부족, 브리스 부족, 르바임 부족, 아모리 부족, 가나안 부족, 기르가스 부족, 여부스 부족.

광대한 영토의 약속이었다. 아브람은 아직 거기서 나그네였다.



다음 장 — 약속은 있지만 자식은 없다. 사래가 다른 방법을 제안한다.




창세기 16장 — 광야의 샘가에서


사래의 제안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하갈(Hagar · ㉸ 하가르)이라는 이집트 여종이 있었다.

2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아들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었다.

당시 관습에서 이것은 낯선 일이 아니었다. 1925년 이라크 북부에서 발굴된 누지(Nuzi, BC 15세기) 점토판들은 이 관행을 자세히 적는다 — 한 결혼 계약서는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들여 자손을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여종이 낳은 아이를 본부인의 자식으로 삼는 절차까지 규정한다. 족장 시대 관습이 고대 근동 사회의 법률 전통에 정확히 들어맞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다만 관습이 맞다고 해서 결과까지 맞은 건 아니었다.

3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난 뒤였다. 사래는 자기 여종 하갈을 데려다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갈의 임신과 갈등

4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갔다. 하갈이 임신했다.

그런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5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억울함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더니,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무시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6 아브람이 말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있잖소. 당신 뜻대로 하시오.”

사래가 하갈을 가혹하게 대했다. 하갈은 사래 앞에서 도망쳤다.





광야의 샘가

7 여호와의 사자가 술(Shur) 가는 길 —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 광야 — 광야의 샘가에서 하갈을 만났다.

8 그가 말했다.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했다.

“저는 내 여주인 사래에게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9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 앞에 순종하라.”

10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시켜,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

11 “네가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스마엘(יִשְׁמָעֵאל)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다.

12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는 모든 형제 앞에서 살리라.”





엘 로이 — 나를 보시는 하나님

13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여기서 나를 보시는 분을 보았다.”

14 그래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Beer Lahai Roi) 라고 불렀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그 샘은 네게브(Negev) 광야에 있었다.

사래도 아니고, 아브람도 아니었다. 도망친 여종, 이집트인 하갈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름을 물으셨다. 그녀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





이스마엘의 탄생

15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Ishmael)이라 했다.

16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세였다.

75세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11년이 흘렀다. 약속은 아직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아들이지만, 사래의 아들은 아니었다.

이스마엘 — 이슬람 전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꾸란(2:127-129)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메카(Mecca)의 카바(Kaaba) 신전을 세웠다고 적는다. 무슬림은 자신의 신앙적 혈통을 이스마엘 — 특히 그의 둘째 아들 게달(Kedar, 25:13에 등장) — 을 거쳐 무함마드까지 잇는다. 같은 아브라함, 다른 아들에게서 출발하는 두 신앙의 갈래가 여기서 시작된다. 그 갈림은 17장(언약), 21장(추방), 22장(결박)에서 단계적으로 더 깊어진다.



다음 장 — 13년이 더 지난다. 아브람이 99세가 되던 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




창세기 17장 — 이름이 바뀌는 날


엘 샤다이

1 아브람이 99세 되던 해였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났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며 완전하라.”

2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3 아브람이 엎드렸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4 “내가 너와 내 약속을 세우노라.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5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기 때문이다.”

아브람(Abram)은 ‘높은 아버지’, 아브라함(Abraham)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자음 하나가 추가됐을 뿐인데, 그 무게가 달라졌다.

6 “내가 너를 아주 번성하게 하겠다.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도 네게서 나오리라.”

7 “내가 내 약속을 나와 너와 네 후손 사이에 영원한 약속으로 세우겠다. 네 하나님과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8 “네가 나그네 된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의 표 — 할례

9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약속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대대로.”

10 “너희 중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약속의 표다.”

할례 — 생식기 포피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

11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약속의 표가 될 것이다.”

12 “대대로 너희 중 남자는, 집에서 태어난 자나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13 “너희 몸에 있는 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14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약속을 어긴 것이므로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사래에서 사라로

15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래는 이제부터 사래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부르라.”

사래(Sarai)와 사라(Sarah) 모두 ’공주’라는 뜻이지만, 히브리어 어형이 달라진다. 사라는 특정 부족이 아닌 ’열방의 공주’를 뜻하는 형태다.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 그로 말미암아 네게 아들을 주겠으며,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웃음

17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100세 된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출산이 되겠느냐.’

18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이미 있으니 그로 충분하다는 말이었다. 혹은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말이었다.

19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약속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이 될 것이다.”

이삭(יִצְחָק)은 히브리어로 ’그가 웃는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의 웃음이 아들의 이름이 되었다.

20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들었다.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고 아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가 12명의 방백을 낳을 것이며,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21 “그러나 내 약속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19~21절은 세 아브라함 종교가 갈라지는 결정적 분기점이다. 본문은 “내 약속은 이삭과 세우겠다”고 못 박는다(21절). 유대교·기독교는 이 선택을 그대로 따라 약속의 계보를 이삭 → 야곱 → 열두 지파 → 이스라엘로 이어간다. 이슬람은 이 결정을 다르게 읽는다 —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과 열두 방백을 약속하셨고(20절), 무슬림은 자신의 신앙적 혈통을 이스마엘 → 게달 → … → 무함마드로 잇는다. 같은 아브라함, 같은 약속의 말씀, 두 갈래의 계승.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할례 시행

23 아브라함은 그 날 즉시 행동했다.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돈으로 산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했다.

24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다.

25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26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다.

27 그 집의 모든 남자, 집에서 태어난 자나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다 함께 할례를 받았다.

명령을 받고 다음 날도 아니었다. 그 날, 즉시였다.



다음 장 — 한낮에 세 사람이 찾아온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던 것 같다. 달려갔으니까.




창세기 18장 — 세 방문객과 열 명의 흥정


한낮의 방문객

1 여호와께서 마므레(Mamre) — 헤브론 근처 — 의 상수리나무들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때는 한낮이었다. 아브라함은 천막 문에 앉아 있었다.

2 고개를 들어 보니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달려갔다. 천막 문에서 그들을 맞으러. 땅에 엎드렸다.

3 그가 말했다.

“내 주여,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건대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4 “물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십시오.”

5 “제가 음식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가십시오. 종에게 들르셨으니 그리하십시오.”

그들이 말했다. “당신 말대로 하지요.”





접대

6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말했다.

“빨리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요.”

7 아브라함이 또 소 떼로 달려가서 좋고 연한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었다. 하인이 빨리 요리했다.

8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렸다.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곁에 서 있었다.





“내년 이맘때”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천막에 있습니다.”

10 그 중 하나가 말했다.

“내가 내년 이맘때 반드시 네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웃음

11 사라는 천막 문 뒤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

12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느냐?”

14 “여호와께 못 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곧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도 17장에서 웃었다. 사라도 지금 웃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그가 웃는다’ — 이삭이다.





소돔을 향해

16 그 사람들이 일어나 소돔 방향으로 내려갔다. 아브라함도 함께 그들을 전송했다.

17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에게 여호와의 길을 지켜 올바름과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 — 이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2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아주 무겁다.”

21 “내가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직접 보고 알겠다.”

22 그 사람들이 돌이켜 소돔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열 명을 위한 흥정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했다.

“주께서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24 “그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명을 위해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5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주께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소돔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성을 용서하겠다.”

27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다.

“티끌과 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28 “의로운 사람 50명에서 다섯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섯이 부족하다고 성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29 아브라함이 또 말했다. “40명이 있다면?”

“4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30 “주여, 노하지 마시고 들어 주십시오. 30명이 있다면?”

“30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31 “감히 또 말씀드립니다. 20명이라면?”

“2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32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 있다면?”

“1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않겠다.”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50에서 45, 40, 30, 20, 10까지. 아브라함은 여섯 번 흥정했다. 더 내려가지 못한 것은 용기가 부족해서였을까, 아니면 열 명쯤은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일까. 소돔에는 롯이 있었다. 롯의 가족이 있었다.



다음 장 —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 밤, 소돔이 어떤 도시인지가 드러난다.




창세기 19장 — 소돔의 밤


두 천사가 성문에 앉은 남자를 만나다

1 저녁이 되었을 때, 두 천사가 소돔(Sodom, 사해 남쪽 끝)에 이르렀다. 롯은 마침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롯이 일어나 달려갔다. 몸을 깊이 숙여 얼굴을 땅에 댔다.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길을 가십시오.”

2 그들이 사양했다.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내리라.”

3 롯이 간청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그와 함께 들어갔다. 롯은 잔치를 베풀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구워냈다. 그들이 먹었다.





밤이 닫히기 전에

4 그들이 눕기도 전에 성 남자들이 몰려왔다. 소돔 사람들 — 소년부터 노인까지, 성 구석구석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롯의 집을 빙 둘러쌌다.

5 그들이 롯을 불러 외쳤다.

“오늘 밤 네게 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보이겠다.”

롯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

6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7 그는 군중을 향해 말했다.

“형제들이여, 제발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8 그리고 그는 말해서는 안 될 말을 꺼냈다.

“보시오,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소. 그들을 끌어내어 너희 보기에 좋을 대로 하시오.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시오. 그들이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온 사람들이오.”

절박함이 아버지를 어디까지 몰아붙이는지 —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

9 군중이 소리쳤다.

“저리 비켜! 이자는 들어와 살면서 이제 재판장 노릇을 하려 드는군!”

그들이 롯에게 달려들었다. 문을 부수려 했다.





천사들이 손을 내밀다

10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11 그리고 문 밖 사람들, 크든 작든, 모두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사람들이 문을 더듬었다. 찾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헛손질만 했다.

12 두 사람이 롯에게 말했다.

“여기 또 누가 있느냐? 사위든 아들이든 딸이든, 이 성에 속한 사람이 있거든 모두 데리고 나가라.”

13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라.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러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14 롯이 나가 딸들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말했다.

“일어나 이 곳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리라!”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었다.





새벽빛 속의 탈출

15 동이 트기 시작할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했다.

“일어나라!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떠나라. 이 성의 죄악 때문에 함께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16 롯이 머뭇거렸다.

뒤에 남겨진 모든 것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것이 진짜라는 게 아직 실감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천사들이 손을 잡았다.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여호와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들을 끌어내어 성 밖에 세우셨다.

17 천사가 말했다.

“도망쳐서 목숨을 살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며,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18 롯이 말했다.

“내 주여, 그리 마십시오.”

19 “당신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당신이 큰 은혜를 베푸셨으나, 산까지는 도망하지 못하겠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20 “보십시오, 저기 성이 가까우니 그리로 도망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제발 그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살겠습니다.”

21 천사가 말했다.

“이 일에서도 네 부탁을 들어주겠다. 네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22 “빨리 그리로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소알(Zoar, 사해 남동쪽)이라 불렀다.





불과 유황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24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Gomorrah, 사해 남쪽 끝)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 하늘로부터였다.

25 온 들판을 엎으셨다. 도시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과 땅의 모든 것을 엎으셨다.

26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녀는 그 사랑을 어기는 데 단 한 번의 시선으로 충분했다.

고고학 — 사해 북동안의 텔 엘함맘(Tall el-Hammam) 유적을 소돔의 후보지로 보는 견해가 2010년대 이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스티븐 콜린스(Steven Collins) 팀의 발굴(2005년~)에 따르면, 청동기 중기(BC 1700년경) 어느 시점에 도시 전체가 1500°C에 가까운 고열로 파괴된 흔적이 나왔다 — 도자기가 안에서 녹아 거품처럼 굳었고, 인골에는 충격파에 의한 외상 흔적이, 흙에는 미세한 다이아몬드(나노다이아몬드) 결정과 충격석영이 검출됐다. 2021년 사이언스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발표된 분석 논문은 공중 폭발(소행성·운석체의 대기권 폭발)을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학계에 이견은 있지만, “유황과 불을 비같이”(24절)와 “옹기 가마의 연기”(28절)라는 본문의 묘사가 어떤 실제 사건의 기억일 수 있음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가능하게 한 발굴이다. 이후 그 일대는 600년 가까이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 지대로 남았다.





연기가 솟아오르다

27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그 곳으로 갔다.

28 소돔과 고모라 쪽을 바라보았다. 온 들의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옹기 가마의 연기 같았다.

29 하나님이 그 들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멸망 가운데서 내보내셨다.





작은 굴에서

30 롯이 소알에서 두 딸과 함께 올라가 산에 살았다. 소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그와 두 딸이 굴에서 살았다.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이 땅에는 없어.”

32 “우리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함께 자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손을 이어가자.”

33 그 날 밤 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큰 딸이 아버지와 함께 잤다.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남을 알지 못했다.

34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잤으니, 오늘 밤에도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네가 들어가 함께 자.”

35 그 날 밤에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작은 딸이 아버지와 함께 잤다.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남을 알지 못했다.

36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37 큰 딸이 아들을 낳아 모압(Moab, 현대 요르단)이라 이름 지었다. 오늘날 모압 자손의 조상이다.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벤암미(Ben-ammi)라 이름 지었다. 오늘날 암몬(Ammon, 현대 요르단) 자손의 조상이다.

두 민족의 시작이 이 굴에서였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다음 장 —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녀는 내 누이요”라고 말한다. 이번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창세기 20장 — 그랄에서 또다시


남방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 남방 네게브 땅으로 이동했다. 그랄(Gerar, 가자 지구 남쪽)과 가데스 사이에 머물다가 그랄로 들어갔다.

2 그리고 그는 아내 사라를 또 소개했다. “그는 내 누이라.”

열두 장 전, 이집트에서 이미 한 번 썼던 방식이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하는 사람은 그때 진짜로 배우지 못한 것이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꿈속의 하나님

3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다.

“네가 데려간 여인은 남편이 있는 아내이므로, 너는 죽으리라.”

4 아비멜렉이 아직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던 터였다. 그가 말했다.

“주여, 올바른 민족도 멸하시겠습니까?”

5 “그가 저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자도 ‘이는 내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나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를 행했나이다.”

6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도 네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 그녀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다.”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이니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아침이 밝자

8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모든 신하들을 불러 이 일을 알렸다. 그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다.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어찌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지었기에 나와 내 왕국에 이런 큰 죄를 가져왔느냐? 마땅히 하지 않을 일을 내게 하였도다.”

10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 일을 하였느냐?”

11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 생각했소.”

12 “또한 그녀는 정말로 내 누이이기도 하오.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아내가 되었소.”

13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르는 모든 곳에서 그대는 나를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

반은 진실이었다. 반은 핑계였다. 아브라함이라 해도 두려움 앞에서는 말이 흔들렸다.





돌려보내다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녀 종들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아내 사라도 돌려보냈다.

15 아비멜렉이 말했다.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16 그리고 사라에게 말했다.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소. 이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오.”





닫혔던 것이 열리다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치료하셨다. 그들이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18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해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었다.

왕의 꿈에서부터 집안의 태까지 — 하나님의 보호는 조용하고 철저했다. 아브라함이 겁쟁이였던 시간에도.



다음 장 — 오래 기다렸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진다. 백 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창세기 21장 — 웃음이 태어나고, 눈물이 광야로 나가다


약속이 도착하다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말씀하신 그 때에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2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아브라함의 노년에.

3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Isaac · ㉸ 이사악)이라 지었다. ’웃음’이라는 뜻이다. 사라가 웃었던 그 날부터 예약된 이름이었다.

4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다.

5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6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백 살 아버지와 구십 살 어머니의 아들. 이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잔치에서 쫓겨난 아이

8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9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그 아들이 — 이삭을 희롱하고 있었다.

10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물려받을 것을 나누지 못해요.”

11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했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이었다.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이와 네 여종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자손이라 불릴 것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자손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광야로 나간 모자

14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음식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지우고 아이를 이끌어 보냈다. 하갈이 떠났다. 브엘세바(Beersheba, 네게브 사막 — 현대 이스라엘 남부 도시 · ㉸ 브에르 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졌다.

16 하갈이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 놓아두고 화살 한 바탕 거리쯤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 앉았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다.

17 하나님이 소년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씀하셨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9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밝혀 주셨다. 그녀가 샘을 보았다.

물을 길어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매 그가 자라났다. 바란(Paran) 광야(시나이 반도 북부)에 살았다. 활 쏘는 자가 되었다.

21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맞아들여 주었다.

이슬람 전승은 이 추방 이야기를 다르게 잇는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매다 멈춘 곳을 메카(Mecca) 지역으로 보고, 죽어가던 이스마엘을 위해 잠잠(Zamzam) 우물이 솟아났다고 전한다. 매년 무슬림이 메카 카바 옆 잠잠 우물 물을 마시며 사파(Safa)·마르와(Marwa) 두 언덕을 일곱 번 오가는 사이(sa’i) 의식은 하갈이 아들의 물을 찾아 헤맨 그 길의 기념이다. 창세기는 그 광야를 ‘브엘세바’(네게브 사막)로, 정착지를 ‘바란 광야’(시나이 반도 북부)로 적는다. 같은 어머니의 절박함 — 다른 지리.





우물을 두고 맺은 약속

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너도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나를 속이지 말라.”

24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가 맹세하겠소.”

25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 문제를 꺼냈다.

26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소.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알지 못하였소.”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두 사람이 약속(언약)을 맺었다.

28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일곱을 따로 세웠다.

29 아비멜렉이 물었다.

“네가 따로 세운 이 7마리 암양 새끼는 무엇이냐?”

30 아브라함이 말했다.

“이 7마리 암양 새끼를 내 손에서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라.”

31 그러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Beersheba)라 불렀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약속을 맺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33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34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다음 장 —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다.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창세기 22장 — 모리아의 결박


그 이름을 부르시다

1 이 일들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Moriah,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산)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네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세 번에 걸쳐 확인하듯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이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고 계셨다.





아침 일찍

3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짐을 싣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4 사흘 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그 곳을 멀리서 보았다.

5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두 사람이 함께 돌아온다고 했다. 믿음인지, 아직 실감이 안 되는 것인지 — 아브라함만 알았다.

6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7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8 아브라함이 말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리라.”

둘이 함께 걸어갔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진실을 말했다. 그 진실이 그 순간 아버지 자신도 모르게 예언이 되었다.





제단 위에서

9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았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10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다.

아들을 잡으려 했다.

11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12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13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았다.

뒤에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14 아브라함이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Yahweh-Yireh)라 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한다.

‘여호와 이레’ —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한 말이 그대로 응하는 순간이었다.

모리아의 결박 — 세 아브라함 종교가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장면이다. 창세기는 분명히 “이삭”이라고 두 번 못 박는다(2절, 9절). 유대교는 이 사건을 ’아케다(עֲקֵדָה — 결박)’로 부르며, 이삭이 자발적으로 제물 자리에 묶인 것을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다. 기독교는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표 — 아버지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사건 — 로 읽는다. 이슬람은 다르게 읽는다. 꾸란(37:99-113)은 제물로 바쳐진 아들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지만, 다수 무슬림 학자는 그 아들을 이스마엘로 본다(그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으므로). 매년 무슬림이 이드 알아드하(Eid al-Adha — 희생절)에 양·소를 잡는 의식은 그 결박을 기념한다. 같은 산, 같은 칼, 같은 멈춤 — 다른 아들이라는 결정적 분기.





하늘에서 두 번째 부르심

15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16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 “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따랐음이니라.”

19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함께 일어나 브엘세바(Beersheba, 네게브 사막)로 갔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았다.





나홀 집안의 소식

20 이 일 뒤에 아브라함에게 소식이 왔다. “밀가도 네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도다.”

21 첫째 아들은 우스, 그 다음은 부스, 그 다음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

22 또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23 이 여덟 사람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서 낳은 자들이다.

브두엘은 리브가(Rebekah · ㉸ 레베카)를 낳았다.

리브가라는 이름이 여기 처음 등장한다. 이 짧은 한 줄이 다음 이야기 전체의 복선이다.

24 나홀의 첩 르우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다.



다음 장 — 사라가 백이십칠 세로 헤브론에서 숨을 거둔다. 아브라함이 그녀를 묻을 땅 한 조각을 사기 위해 협상을 시작한다.




창세기 23장 — 막벨라 굴을 사다


사라가 눈을 감다

1 사라가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의 일생이었다.

2 사라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Hebron, 팔레스타인 헤브론 — 아랍명 알 칼릴)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다.

백이십칠 년. 구십 살에 이삭을 낳고 서른일곱 해를 더 살았다. 처음 이집트에 내려갔던 날부터 이삭이 걸음마를 떼던 날까지 — 사라가 없었다면 이 이야기의 절반은 없었다.





땅 한 조각을 사다

3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앞에 두고 일어나 헷 족속에게 말했다.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떠돌이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장례를 치를 땅을 주어 내 죽은 자를 묻게 해 주십시오.”

5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6 “내 주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우리 중에 자기 묘실을 아껴 당신이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인 헷 족속을 향해 절하고,

8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마음이 내 죽은 자를 묻게 하려거든,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9 “마므레(Mamre, 헤브론 근처) 앞 막벨라(Machpelah, 헤브론 근처) 굴을 내게 주도록 해 주십시오. 충분한 값을 받고 당신들 앞에서 내게 그 굴을 팔아 묻을 땅을 주게 해 주십시오.”

10 에브론이 마침 헷 족속 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가 성문으로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들을 수 있도록 대답했다.

11 “내 주여, 그러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앞에서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예의 바른 거절의 제안이었다. 받으면 빚이 생긴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

12 아브라함이 그 땅 주민 앞에서 절하고

13 그 땅 주민이 들을 수 있도록 에브론에게 말했다.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 밭의 값을 드리겠으니 내 손에서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 내 죽은 자를 묻겠습니다.”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15 “내 주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약 4.6kg의 은)입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400세겔. 슬쩍 가격을 불렀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라는 말은 ’그냥 내시죠’라는 뜻이었다.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은 400세겔(약 4.6kg)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고고학·법률사 — 이 매매 장면은 청동기 후기 헷(Hittite) 법률 절차와 정확히 들어맞는다. BC 14세기 보가즈쾨이(Boğazköy, 현대 터키 중부) 헷 수도에서 출토된 토지 거래 문서들을 보면, 부동산은 먼저 “선물”로 제안되고 → 협상을 거쳐 “값을 받겠다”로 응답되며 → 매매 성사 후 그 땅과 함께 모든 부속물(굴·나무까지)이 인계 대상이 됐다. 본문 11절(에브론이 “내가 당신께 그것을 드리리이다”로 시작), 13절(아브라함이 “값을 받으소서”로 응답), 17절(“그 밭과 그 굴과 밭에 있는 모든 나무가” 양도)이 그 헷 양식 그대로다. 헤브론(현대 팔레스타인 알할릴)의 막벨라 동굴은 오늘까지도 유대·기독·이슬람 세 종교 모두가 아브라함·사라·이삭·리브가·야곱·레아의 매장지로 인정하는 자리이고, 동굴 위에는 헤롯 대왕(BC 1세기)이 세운 거대한 석조 외벽이 본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 그 시대 건축물 중 보존 상태가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다.





가나안 땅의 첫 소유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굴과 그 밭의 모든 나무가 성문으로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18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19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묻었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20 그 밭과 그 속의 굴이 헷 족속에게서 아브라함의 매장지 소유로 확정되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법적으로 소유한 첫 번째 땅.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것이 무덤이었다는 점이 — 아이러니하면서도 깊다. 뿌리를 내리는 방식이 이렇게도 있다.



다음 장 —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명령한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먼 고향 땅으로 가라.




창세기 24장 — 리브가를 찾아가는 먼 길


늙은 종에게 내려진 임무

1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했다.

“내 허벅지 아래에 네 손을 넣어라.”

3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 내가 사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맹세. 고대 근동에서 가장 엄중한 서약 방식이었다. 이 임무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었다.

5 종이 물었다.

“혹시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까?”

6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않도록 하라.”

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천사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8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으니, 오직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9 종이 손을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 일에 대하여 맹세했다.





먼 길을 떠나다

10 종이 주인의 낙타 열 마리를 끌고 떠났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손에 가지고. 그가 일어나 밧단아람(Paddan-Aram, 시리아 북부·터키 경계), 곧 나홀의 성으로 갔다.

11 그가 저녁 때, 여자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시각에 낙타들을 성 밖 우물 곁에 꿇렸다.

12 그리고 기도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저에게 잘 되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3 “성 주민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는 이때에 제가 이 샘 곁에 서 있사오니,”

14 “제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의 물을 내게 마시게 해다오’ 할 때에 그가 ‘마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가 곧 주께서 주인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15 그가 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었다.

16 그 소녀는 보기에 아주 아름다웠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녀가 샘으로 내려가 물동이에 물을 길어 올라왔다.

17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말했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다오.”

18 그녀가 말했다.

“드세요, 내 주여.”

서둘러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했다.

19 그에게 마시게 하기를 마치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이 충분히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20 그녀가 서둘러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 길었다. 낙타를 모두 위해 길었다.

21 그 사람이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자기 길을 잘 되게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낙타 열 마리에게 충분할 만큼 물을 긷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리브가는 묻지 않고 일을 했다. 그 모습을 종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금 패물과 한 마디 질문

22 낙타들이 마시기를 마치자 그가 금 코 패물 하나를 꺼냈다. 무게는 반 세겔. 그리고 그녀의 손에 낄 금 팔찌 한 쌍, 무게는 10세겔.

23 그가 물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내게 말해다오.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묵을 곳이 있느냐?”

24 그녀가 말했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25 “저희에게 짚과 꼴이 충분하고 묵을 곳도 있습니다.”

26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27 말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성실함을 잊지 않으셨으며, 길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라반이 달려 나오다

28 그 소녀가 달려가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다.

29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었으니 이름은 라반(Laban)이었다. 라반이 우물 곁의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30 그가 코 패물과 그 누이의 손 위의 팔찌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한 말을 들었다. 그가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 그가 낙타들 곁에서 우물 가에 서 있었다.

31 라반이 말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십시오. 어찌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32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니 라반이 낙타들을 들이고, 낙타에게 짚과 꼴을 주고, 그의 발과 그 일행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

33 그의 앞에 음식을 드렸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다.

“제 볼일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종의 긴 연설

34 그가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35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번성하게 하셨고, 양과 소와 은금과 남녀 종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36 “내 주인의 아내 사라께서 노년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셨고, 주인은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7 “내 주인이 저를 시켜 맹세하게 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39 “제가 주인께 여쭈기를, 여자가 저를 따르지 않으면 어찌하리이까 하니,”

40 “주인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어 길을 잘 되게 하실 것이라.”

41 “네가 내 친족에게 이를 때에 나의 이 맹세가 네게 상관이 없으리니,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맹세가 네게 상관이 없느니라.”

42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기도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제가 가는 이 길을 잘 되게 하옵소서.”

43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가 물을 길으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물동이의 물을 내가 마시게 하라 하여,”

44 “그가 내게 마시게 하고 또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긷겠다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이리라 하였더니,”

45 “제 마음속으로 다 말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로 내려와 물을 길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마시게 하기를 청하니,”

46 “그가 빨리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세요, 제가 당신의 낙타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 하여 제가 마셨고 그가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였습니다.”

47 “제가 그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의 딸이냐 하였더니, 이르기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제가 코 패물을 그녀의 코에 꿰고 팔찌를 그녀의 손목에 끼우고,”

48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49 “이제 당신들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라 하여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온 일

50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소.”

51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향하여 몸을 굽혀 절했다.

53 종이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값진 물품을 주었다.

54 그 사람과 그 일행이 먹고 마시고 그 날 밤을 거기서 묵었다. 아침에 일어나 그가 말했다.

“저를 내 주인에게로 보내 주십시오.”

55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했다.

“이 소녀를 며칠, 적어도 열흘만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보내십시오.”

56 그가 말했다.

“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제 길을 잘 되게 하셨으니, 저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57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물어보겠소.”

58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물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리브가가 말했다. “가겠습니다.”

긴 협상이 한 마디로 끝났다.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았다.





천만인의 어미

59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을 보냈다.

60 리브가에게 복을 빌며 말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많은 사람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자손으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61 리브가와 그녀의 시녀들이 일어나 낙타에 올라타고 그 사람을 따랐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났다.





저녁 들판에서

62 이삭이 브엘라해로이(Beer Lahai Roi, 네게브) 근처에 살고 있었다.

63 이삭이 저녁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고 있었다.

64 리브가도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다.

65 그녀가 종에게 물었다.

“들에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는 저 사람은 누구예요?”

종이 말했다. “내 주인이십니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져다가 얼굴을 가렸다.

66 종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삭에게 알렸다.

67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이 그녀를 사랑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은 후에 위로를 받았다.

사랑이 위로였다. 위로가 사랑이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아내가 채웠다는 말이 아니라 — 그 슬픔의 자리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다음 장 — 아브라함이 생애를 마치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첫째 아들의 권리가 팔린다.




창세기 25장 — 아브라함의 마지막, 두 아들의 시작


그두라의 자녀들

1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아들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Keturah · ㉸ 크투라)였다.

2 그녀가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3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아들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었다.

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였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다.

5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6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아들 이삭에게서 떠나게 하고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아브라함이 눈을 감다

7 아브라함의 일생은 175년이었다.

8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기력이 다하여 숨을 거두었다. 그는 노년에 복을 누리다가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기력이 다하여.’ 불꽃이 다 타고 꺼지듯 — 억울하게도, 비극적으로도 아니었다. 충분히 살았다. 그것으로 족했다.

9 그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Mamre, 헤브론 근처) 앞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Machpelah, 헤브론 근처) 굴에 묻었다.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혔다.

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브엘라해로이(Beer Lahai Roi, 네게브) 근처에 살았다.





이스마엘의 후손

12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다.

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세대대로 이러하니,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은 느바욧이요, 게달과 아드베엘과 밉삼과

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15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였다.

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마을과 진영의 이름대로 불린 것이니 열두 지도자였다.

17 이스마엘은 137살에 숨을 거두었다. 기운이 다하여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18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앞 앗수르로 통하는 술(Shur)까지 이르러 살았다. 그는 형제들의 맞은편에서 살았다.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13~16절)은 17:20에서 약속된 “열두 방백”의 성취다. 그 명단 — 느바욧(Nebaioth), 게달(Kedar), 아드베엘(Adbeel), 밉삼(Mibsam), 미스마(Mishma), 두마(Dumah), 맛사(Massa), 하닷(Hadad), 데마(Tema), 여둘(Jetur), 나비스(Naphish), 게드마(Kedemah) — 은 이후 아라비아 반도 북부의 부족·지역 이름으로 등장한다. 특히 둘째 게달(아랍어로 قيدار, Qaydār)은 아라비아 사막 부족의 조상으로, 이슬람 전승은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 게달을 거쳐 이스마엘까지 잇는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되었듯,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은 아랍 부족의 조상이 된다 — 사촌 관계의 두 민족이 이 페이지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그래서 9절에서 두 형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묻는 장면은 이중적이다 — 두 종교의 조상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기도 하다.





태중에서부터 싸운 두 아이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0 이삭은 40살에 밧단아람(Paddan-Aram, 시리아 북부·터키 경계) 출신 아람 족속인 브두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리브가는 아람 족속인 라반의 누이였다.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22 아이들이 그녀의 태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럴 것이라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이까?”

그녀가 여호와께 여쭈러 갔다.

23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배 속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중에서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 이것은 규칙을 뒤집는 선언이었다.





에서와 야곱

24 출산 날이 되었다. 태에 쌍둥이가 있었다.

25 첫 번째 아이가 나왔다. 붉고 온 몸이 털옷 같았다. 그의 이름을 에서(Esau · ㉸ 에사우)라 했다. ’털이 있다’는 뜻이다.

26 그다음으로 그의 아우가 나왔다.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 그의 이름을 야곱(Jacob)이라 했다. ‘발꿈치를 잡다’, 혹은 ’속이다’는 뜻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름이 성격을 예고했다.

그들이 태어날 때에 이삭은 60살이었다.

27 아이들이 자랐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들사람이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천막에 살았다.

28 이삭은 에서의 고기를 즐겨 먹으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람과 어머니의 사람이 나뉘었다. 이 작은 편애가 훗날 얼마나 큰 균열을 만들지 — 아직 아무도 몰랐다.





팥죽 한 그릇

29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다. 아주 지쳐 있었다.

30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 너무 배고파. 저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Edom)이라 했다. ’붉다’는 뜻이다.

31 야곱이 말했다. “그럼 형의 첫째 아들 권리를 오늘 내게 팔아.”

32 에서가 말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첫째 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

33 야곱이 말했다. “오늘 내게 맹세해.”

에서가 맹세하였다. 그의 첫째 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판 것이다.

34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에서가 첫째 아들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이었다.

배가 고프면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에서는 오늘의 허기를 내일의 유산보다 크게 보았다. 그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이름을 역사에 어떻게 새길지 — 그는 빵을 씹으며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 장 — 이삭이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그랄로 간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




창세기 26장 — 이삭의 발자국, 아비의 발자국 위에


기근과 내려가지 말라는 명령

1 아브라함 때에 있던 첫 번째 기근과는 별개로,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Abimelech)에게로, 그랄(Gerar, 가자 지구 남쪽)로 갔다.

이 아비멜렉이 20장의 아비멜렉과 같은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같은 왕조의 칭호일 수도 있고, 같은 인물의 노년일 수도 있다.

2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는 땅에 머물러라.”

3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것을 이루어,”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5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6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다.





또다시 누이라는 말

7 그 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이삭이 말했다. “그녀는 내 누이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또 이 그랄에서 두 번 썼던 바로 그 말이었다. 배운 게 아닐 수도 있다. 같은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내놓는 답이 세대를 넘어 반복되는 것이다.

리브가가 아름다우므로 혹 그 곳 사람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8 이삭이 거기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와 껴안는 것을 보았다.

9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다. “그녀는 분명히 네 아내인데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말했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10 아비멜렉이 말했다. “어찌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잠자리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됐겠느냐.”

11 아비멜렉이 온 백성에게 엄히 말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백 배의 결실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3 이삭은 점점 강해졌다. 번성하여 마침내 아주 부유해졌다.

14 양 떼, 소 떼가 늘었다. 종들도 많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다.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메워버렸다. 흙으로 가득 채워놓았다.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너는 우리보다 훨씬 강해졌다. 우리 곁을 떠나라.”





우물을 파고 또 파다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다.

18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뒤 메워버린 것들이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그대로 되살렸다.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샘이 솟는 우물을 얻었다.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삭은 그 우물을 에섹(Esek)이라 불렀다. ’다툼’이라는 뜻이다.

21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다. 이번에도 다퉜다. 그 우물을 싯나(Sitnah)라 불렀다. ’대적’이라는 뜻이다.

22 이삭이 또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이번엔 아무도 다투지 않았다. 그 이름을 르호봇(Rehoboth)이라 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넓혀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에섹, 싯나, 르호봇. 다툼, 대적, 넓음. 세 우물의 이름이 이삭의 여정을 요약한다. 밀려나도 다시 팠다. 쫓겨나도 다시 팠다. 그리고 마침내 넓어졌다.





브엘세바로 올라가다

23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Beersheba, 네게브 사막 — 현대 이스라엘 남부 도시)로 올라갔다.

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해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25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천막을 쳤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찾아오다

26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 왔다.

27 이삭이 말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냈는데, 이제 어찌 내게 온 거냐?”

28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하심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맹세로 약속을 맺고 싶습니다.”

29 “우리를 해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해치지 않았고, 좋게만 대우했으며, 평안히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30 이삭이 잔치를 베풀었다. 함께 먹고 마셨다.

31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이 평안히 돌아갔다.

32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달려와 말했다.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33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Sheba)라 불렀다. ’맹세’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Beersheba · ㉸ 브에르 세바)이다.





에서의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

34 에서가 40살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Judith)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Basemath)을 아내로 맞았다.

35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계속 걸렸다.

에서는 자기 세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았다. 그러나 그 선택이 부모의 가슴에 어떤 돌을 올려놓았는지는 몰랐다. 혹은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는지 —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만 알았다.



다음 장 —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축복을 내릴 때, 야곱이 에서의 자리에 들어선다. 리브가가 그 계획을 짠다.




창세기 27장 — 훔친 축복


이삭의 마지막 유언 준비

1 이삭은 늙었다. 눈이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 에서를 불렀다. “아들아.” “예, 여기 있어요.”

2 “나는 이제 늙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3 “활과 화살통을 메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해라.”

4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죽기 전에 먹고 네게 축복해 주겠다.”

에서는 대답도 마치기 전에 나갔다. 사냥꾼의 발이었다.





리브가의 계략

5 리브가는 그 말을 다 들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 뒤에 있었다.

6 리브가는 작은아들 야곱을 불렀다. “들어라.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7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 하셨다.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 형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야.”

8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라.”

9 “염소 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둘을 가져오너라. 내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

10 “그것을 아버지께 드려라. 아버지가 드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실 것이다.”

11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어머니,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저는 매끈합니다.”

12 “아버지가 만지시면 제가 속이는 자로 보일 테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까 두렵습니다.”

13 리브가가 말했다. “그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아들아. 내 말만 들어라. 가서 가져오너라.”

14 야곱은 가서 새끼 염소 둘을 어머니에게 가져왔다. 리브가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15 그리고 리브가는 집 안에 보관해두었던 첫째 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꺼내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16 새끼 염소의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살 위에 덮었다.

17 맛있는 음식과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 보냈다.





야곱, 아버지 앞에 서다

18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 “아버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아들아?”

19 “저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대로 했어요.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것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20 이삭이 말했다. “어찌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앞에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이름까지 끌어다 썼다. 야곱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거짓말을 이었다.

21 이삭이 말했다.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 에서인지 직접 만져봐야겠다.”

22 야곱이 가까이 다가갔다. 이삭이 손을 내밀어 만졌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23 이삭은 알아보지 못했다. 야곱의 손이 형 에서처럼 털이 있었기 때문이다. 축복하려 했다.

24 다시 물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그렇습니다.”

25 “가져오너라.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겠다. 마음껏 축복해 주마.”

이삭은 먹었다. 포도주도 마셨다.

26 그러고는 말했다.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라.”

27 야곱이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다. 이삭은 그 옷의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드디어 축복했다.





이삭의 축복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다.”

28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9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네게 굴복하리라. 네 형제들이 너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진짜 에서가 돌아오다

30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자마자, 야곱이 막 문을 나섰다. 그때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다.

31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져왔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들이 사냥해 왔어요.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32 이삭이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의 첫째 아들 에서예요.”

33 이삭은 몸이 굳어버렸다. 크게 떨었다. “그렇다면 — 방금 전에 사냥해서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축복했다. 그 축복은 그에게 간 것이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34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통곡에 가깝게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35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아 갔다.”

36 “야곱이라는 이름이 딱 맞네요. 두 번이나 저를 속였어요. 전에는 제 장자 권리를 빼앗더니, 이번엔 제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물었다. “아버지, 저를 위해 남겨두신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37 이삭이 말했다. “내가 그를 이미 네 주로 세웠다. 형제들을 그의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도 그에게 주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38 에서가 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가진 복이 그 하나뿐입니까?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엉엉 울었다.

39 이삭이 말했다. “네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진 데서 멀 것이다. 하늘의 이슬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다.”

40 “칼로 먹고 살 것이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분발하면,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낼 것이다.”





에서의 복수 계획

41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축복 때문이었다.

에서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않았어. 그때 야곱을 죽이겠다.’

42 리브가에게 큰아들 에서의 마음이 전해졌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렀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원한을 갚으려 한다.”

43 “지금 당장 내 말대로 해라. 일어나 하란(Haran, 현재 터키 남동부 산르우르파주)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라.”

44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거기서 좀 지내라.”

45 “형의 화가 풀려 네가 한 일을 잊게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려오겠다. 어찌 하루에 두 아들을 잃겠느냐.”

46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헷 족속 딸들 때문에 살기가 정말 싫어요. 야곱마저 이 땅 딸을 아내로 맞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며칠이라고 했다. 그 며칠은 결국 20년이 된다. 리브가는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다.



다음 장 — 야곱이 하란을 향해 도망치는 첫 밤, 돌 베개를 베고 누운 자리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꿈에 본다.




창세기 28장 — 사다리의 밤


이삭의 작별 축복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말했다. “가나안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2 “일어나 밧단아람(Paddan-Aram, 현재 시리아 북부·터키 경계 일대)으로 가거라. 네 외조부 브두엘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길 빈다.”

4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네게도 주시길 빈다. 너와 함께한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언젠가 네가 물려받게 되길.”

5 이삭이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아람을 향해 길을 떠났다. 외삼촌 라반에게로.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다.





에서의 엇나간 계산

6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밧단아람으로 보내는 것을 지켜봤다. 가나안 땅의 여자를 맞이하지 말라는 말도 들었다.

7 야곱이 부모 말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떠나는 것도 봤다.

8 에서는 그제야 깨달았다. 가나안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9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미 있는 아내들 외에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Mahalath)을 또 아내로 맞이했다. 마할랏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였다.

부모 마음을 맞추려다 또 엇나갔다. 에서는 언제나 조금씩 늦었다.





돌 베개

10 야곱은 브엘세바(Beersheba, 현재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 가장자리)를 떠나 하란을 향해 걸었다.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형의 분노를 피해, 어머니의 말대로 낯선 땅을 향해 발을 내딛었다. 축복은 가졌으나 집을 잃었다. 재물도 없이 혼자였다.

11 해가 졌다. 야곱은 한 곳에 이르러 자기로 했다. 그 곳에 있는 돌 하나를 집어 베개로 삼고 누웠다.

돌 베개였다. 천막도 없었다. 별이 차가웠다. 도망자의 첫 밤이었다.

눈을 감았다.





꿈

12 꿈이었다.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13 위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 “나는 여호와다.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15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깨어남

16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다.

숨이 가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꿈이었는데 꿈이 아닌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이 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쫓겨나듯 떠나온 황야 한복판이었다. 이름도 없는 돌밭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17 두려워졌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감각이었다. “이 곳은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18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위에 기름을 부었다.

19 그 곳의 이름을 벧엘(Bethel, 현재 예루살렘 북쪽 약 19km 베이틴 · ㉸ 베텔) 이라 불렀다. 이 도시의 본래 이름은 루스(Luz) 였다.





야곱의 서원

20 야곱은 서원을 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어, 내가 가는 이 길을 지켜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서원이었다. 나를 지켜주시면 섬기겠다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미완성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셨다.



다음 장 — 야곱이 하란의 우물에 도착한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위해 혼자서 큰 돌을 굴려낸다. 그리고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간다.




창세기 29장 — 라헬의 우물가, 속임의 밤


우물에서의 만남

1 야곱은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

2 들에서 우물 하나를 보았다. 그 곁에 양 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다. 양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마셨는데, 우물 입구에 큰 돌이 덮여 있었다.

3 모든 떼가 거기 모이면 그 돌을 입구에서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인 뒤, 돌을 다시 제자리에 굴려 놓았다.

4 야곱이 물었다. “어디서 오셨소?” “우리는 하란에서 왔소.”

5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오?” “알지요.”

6 “잘 지내고 있소?” “잘 지내오.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 떼를 데리고 오고 있구려.”

7 야곱이 말했다. “해가 아직 높은데 가축을 모을 때가 아니지 않소. 양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시오.”

8 “그럴 수가 없소. 모든 떼가 다 모여야 우물 돌을 굴려낼 수 있거든. 그래야 물을 먹일 수 있소.”

9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라헬이 아버지의 양 떼를 몰고 왔다. 라헬은 목자였다.

10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 떼를 보자마자 가까이 나아가 혼자서 우물 입구의 돌을 굴려냈다.

보통은 여러 목자가 힘을 합쳐야 하는 돌이었다. 야곱이 혼자 굴렸다. 라헬 앞에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였다.

11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추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울었다.

12 야곱은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 라헬의 아버지 라반의 조카임을 라헬에게 말했다. 라헬이 달려가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의 집에서

13 라반은 조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 나왔다. 야곱을 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데려왔다. 야곱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다 털어놓았다.

14 라반이 말했다. “너는 정말 내 피붙이구나.”

야곱은 한 달을 라반과 함께 지냈다.

15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네가 내 조카라고 해서 그냥 부릴 수는 없지. 원하는 품삯이 뭔지 말해봐.”





7년의 사랑

16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Leah), 아우의 이름은 라헬(Rachel)이었다.

17 레아의 눈은 부드러웠다. 라헬은 얼굴이 곱고 아리따웠다.

18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외삼촌의 작은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19 라반이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네게 주는 게 낫지. 나와 함께 있거라.”

20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다. 그런데 그 7년이 야곱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졌다.

사랑했기 때문이다. 딱 그것 하나로 충분한 이유였다.





속임의 밤

21 7년이 찼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기간이 다 됐습니다. 제 아내를 주십시오. 함께 살겠습니다.”

22 라반이 그 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23 저녁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가 그에게로 들였다. 야곱이 레아에게 들어갔다.

24 라반이 자기 여종 질파를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25 아침이 밝았다. 야곱이 보니 레아였다.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다. “외삼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일한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속였습니까?”

26 라반이 말했다. “우리 지방에서는 맏딸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는 법이야.”

27 “이 한 주만 채워라. 그러면 저도 네게 주겠다. 대신 또 7년을 나와 함께 일해야 한다.”

야곱은 7년 전 아버지를 속였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속았다. 어두운 밤,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던 방식 그대로였다.

28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 주를 채웠다.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29 라반이 자기 여종 빌하를 딸 라헬에게 여종으로 주었다.

30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또 7년을 라반과 함께 섬겼다.





레아의 아들들

31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라헬의 태는 닫혀 있었다.

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르우벤(Reuben)이라 했다.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33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시므온(Simeon · ㉸ 시메온)이라 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들으셨구나. 이 아들도 내게 주셨네.”

34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레위(Levi)라 했다. “세 아들을 낳아 줬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할 것이다.”

35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유다(Judah)라 했다. “이제는 그저 여호와를 찬송할 뿐이다.”

그리고 레아는 출산을 멈추었다. 한동안.

라헬의 태는 여전히 닫혀 있었다.



다음 장 — 두 자매의 경쟁이 계속된다. 사랑풀 한 줄기를 두고 아내 자리를 협상하고, 야곱은 얼룩진 양들로 라반을 서서히 이겨가기 시작한다.




창세기 30장 — 아이들의 경쟁, 얼룩진 양들


라헬의 절박함

1 라헬은 자신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언니를 시기했다.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게 아이를 줘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겠어요.”

2 야곱이 화를 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소. 그분이 당신의 태를 닫으신 것이오.”

3 라헬이 말했다. “내 여종 빌하를 데리고 살아요. 그녀가 내 무릎에서 아이를 낳으면, 나도 그로 인해 자식을 얻는 셈이잖아요.”

4 라헬이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야곱이 빌하에게 들어갔다.

5 빌하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다.

6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어.”

그 이름을 단(Dan)이라 하였다.

7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다.

8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힘겨운 싸움을 해서 이겼다!”

그 이름을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라 하였다.





레아의 반격

9 레아는 자기가 출산을 멈춘 것을 보고,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다.

10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11 레아가 말했다. “복이 왔다!”

그 이름을 갓(Gad · ㉸ 가드)이라 하였다.

12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

13 레아가 말했다. “기쁘다! 여자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아셀(Asher · ㉸ 아세르)이라 하였다.





사랑풀 협상

14 밀 수확 때였다. 르우벤이 밭에 나갔다가 사랑풀을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다.

사랑풀(mandrake). 민간에서 임신을 돕는다고 여기던 식물이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사랑풀 좀 줘요.”

15 레아가 말했다. “내 남편을 빼앗아 간 것도 작은 일이 아닌데, 이제 내 아들의 사랑풀까지 가져가려는 거야?”

라헬이 말했다. “그러면 오늘 밤 야곱이 언니와 함께 자도록 할게요. 사랑풀 대신에.”

16 저녁에 야곱이 밭에서 돌아오는데, 레아가 나와 맞으며 말했다. “오늘 밤은 내 쪽으로 와야 해요. 내 아들의 사랑풀로 당신을 샀거든요.”

야곱이 그날 밤 레아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17 하나님이 레아의 기도를 들으셨다. 레아가 임신하여 다섯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

18 레아가 말했다. “내가 여종을 남편에게 줬더니 하나님이 그 대가를 주셨다.”

그 이름을 잇사갈(Issachar · ㉸ 이사카르)이라 하였다.

19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20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이제 남편이 진짜로 나와 함께할 것이다.”

그 이름을 스불론(Zebulun · ㉸ 즈불룬)이라 하였다.

21 그 후에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Dinah)라 하였다.

22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23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드디어 거두어 주셨다.”

24 “여호와께서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길.”

그 이름을 요셉(Joseph)이라 하였다.





야곱의 협상

25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이제 보내주십시오.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26 “내 아내들과 아이들을 주십시오. 외삼촌을 위해 섬겼으니, 이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27 라반이 말했다. “네 덕분에 여호와께서 나를 복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28 “원하는 품삯을 말해봐. 주겠다.”

29 야곱이 말했다. “제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이 제 손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아시잖습니까.”

30 “제가 오기 전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저도 제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1 라반이 물었다. “그럼 뭘 원하느냐?”

야곱이 말했다.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만 해주시면 계속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겠습니다.”

32 “오늘 외삼촌의 모든 양 떼에서 얼룩지고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다 가려내 주십시오. 그것이 제 품삯입니다.”

33 “나중에 외삼촌이 확인하러 오실 때, 제 정직함이 저를 대신해 줄 것입니다. 점 없고 얼룩지지 않은 것, 검지 않은 것은 제가 훔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34 라반이 말했다. “좋아. 네 말대로 하지.”

35 그 날 라반은 얼룩무늬 있는 수염소와 점 있는 암염소, 검은 양을 다 꺼내어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36 야곱과 라반 사이에 사흘 길을 두었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쳤다.





야곱의 방법

37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고,

38 그 껍질 벗긴 가지를 가축이 물 먹으러 오는 여물통과 구유에 세워 놓았다. 가축이 물 마시러 왔을 때 교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9 가축이 가지 앞에서 교미하더니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들을 낳았다.

40 야곱은 어린 양들을 따로 세웠다. 라반의 양 떼 중 얼룩진 것과 검은 것을 향하게 하고, 자기 떼를 라반의 양 떼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41 튼튼한 가축이 교미할 때마다 야곱은 구유 안에 그 가지를 놓아 가축이 가지 곁에서 교미하게 하고,

42 약한 가축이 교미할 때는 가지를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43 야곱은 점점 많은 재물을 얻었다. 양 떼와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가 늘어났다.

20년의 속임 끝에 야곱은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그의 집이 아니었다.



다음 장 — 라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돌아가라.” 라헬은 아버지 몰래 집안 신상을 훔쳐 품속에 숨긴다.




창세기 31장 — 도망자 야곱


라반의 얼굴이 바뀌다

1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어. 아버지 재물로 저 부자가 된 거야.”

2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전과 같지 않았다.

3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네 조상의 땅,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4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 들로 나오게 했다. 양 떼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비밀 회의였다.

5 “너희 아버지 얼굴이 전 같지 않아. 그래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해 주셨어.”

6 “너희도 알잖아. 내가 온 힘을 다해 너희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

7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나를 속여서 품삯을 열 번이나 바꿨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아 주셨다.”

8 “점 있는 게 네 품삯이라 하면 온 가축이 점 있는 새끼를 낳고, 얼룩진 게 네 품삯이라 하면 온 가축이 얼룩진 새끼를 낳았어.”

9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신 거야.”

10 “양 떼가 교미할 때, 꿈을 꿨어. 숫양들이 전부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이었어.”

11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어. ‘야곱아.’ ‘예, 여기 있습니다.’

12 ‘고개를 들어 봐라. 교미하는 숫양들이 전부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졌구나. 라반이 네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13 ‘나는 벧엘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지.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의 결단

14 라헬과 레아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를 위한 몫이 남아 있겠어요?”

15 “아버지는 우리를 남처럼 여겼잖아요. 우리를 팔아버리고 그 돈도 다 써버리셨어요.”

16 “하나님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가신 그 모든 재물은 이미 우리 것이고 우리 아이들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야반도주

17 야곱이 일어났다.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18 가축 떼를 다 이끌고, 밧단아람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향했다.

19 그 때 라반은 양 털 깎으러 나가 없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 (집안의 수호신 모형)을 훔쳤다.

드라빔은 집안 신상이었다. 당시 문화에서 드라빔을 가진 자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라헬이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가져갔다.

20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도망쳤다. 떠난다고 알리지 않았다.

21 자기 소유를 다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Gilead, 현재 요단강 동편 북부 고지대) 산지를 향하여 갔다.





라반의 추격

22 사흘 후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전해졌다.

23 라반이 친족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지에서 따라잡았다.

24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25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다. 야곱은 산지에 천막을 쳤고, 라반과 친족들도 길르앗 산지에 천막을 쳤다.

26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포로처럼 끌고 갔으니, 이게 무슨 짓이냐?”

27 “왜 알리지도 않고 몰래 도망쳤느냐? 알았더라면 노래와 수금과 소고로 기쁘게 보내줬을 텐데.”

28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 하게 하다니. 어리석은 짓을 했어.”

29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를 해칠 수 있어. 그런데 어젯밤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야곱에게 좋든 나쁘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30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갔다 치자. 그런데 내 신들은 왜 훔쳤느냐?”

31 야곱이 말했다. “외삼촌이 딸들을 강제로 빼앗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32 “외삼촌의 신상을 누구에게서 찾든,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친족들 앞에서 외삼촌 것이 제게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몰랐다. 라헬이 가져간 것을.

33 라반이 야곱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레아의 천막에 들어갔다가, 두 여종의 천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했다. 레아의 천막을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34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이 천막 안을 다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35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마침 여인의 때라서요.”

라반은 샅샅이 뒤졌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

고고학·법률사 — 라헬이 훔친 드라빔(teraphim — 가신상)은 단순한 가족 우상으로 보기엔 행동의 강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1925년 이라크 북부에서 발굴된 누지(Nuzi, BC 15세기) 점토판들이 그 공백을 메운다 — 가신상의 소유는 가족 상속권·가장권의 법적 표지였다. 한 누지 문서는 “사위가 가신상을 받으면 가장의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명시한다. 그렇게 보면 라헬의 절도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친정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라반이 그토록 끈질기게 천막을 뒤진 이유, 라헬이 “월경 중”이라며 안장 밑에 숨긴 그 절박함이 처음으로 설명된다.





야곱의 분노

36 야곱이 화가 나서 라반과 따졌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쫓아오신 겁니까?”

37 “제 물건을 다 뒤지셨는데 외삼촌 것이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있다면 여기, 우리 친족들 앞에 내놓으십시오.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합시다.”

38 “제가 외삼촌과 함께한 20년 동안, 암양이나 암염소가 새끼를 잃은 적이 없었습니다. 외삼촌의 숫양을 제가 먹은 적도 없어요.”

39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제가 직접 손해를 봤습니다. 낮에 도둑 맞든 밤에 도둑 맞든 모두 제 손에서 변상하게 하셨잖습니까.”

40 “낮에는 뜨거운 열기를 견디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41 “외삼촌 집에서 20년,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양 떼를 위해 6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제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어요.”

42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다면, 외삼촌은 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고난과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 외삼촌을 직접 책망하셨습니다.”





돌무더기 약속

43 라반이 말했다. “딸들은 내 딸이고, 이 아이들도 내 손자들이고, 양 떼도 내 것이다. 네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것이야. 그래도 오늘 내 딸들과 손자들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44 “이리 와라.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맺고 증거를 세우자.”

45 야곱이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웠다.

46 야곱이 친족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들이 거기서 먹었다.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이라 불렀다.

48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부터 나와 너 사이의 증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49 또한 미스바(Mizpah, 현재 길르앗 지역)라고도 불렀다.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떠난 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실 것이다.”

50 “내 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아내들을 더 들이면,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을 명심해라.”

51 라반이 다시 말했다.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봐라.”

52 “이게 증거야.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해치러 가지 않겠다. 너도 이 돌무더기와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치지 마라.”

53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시길 바란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맹세했다.

54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불러 함께 먹었다. 그들은 먹고 산에서 밤을 보냈다.

55 라반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다음 장 —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마주해야 한다. 그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먼저 도착한다. 그리고 그날 밤, 강가에서 야곱은 이름 모를 누군가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벌인다.




창세기 32장 — 얍복강의 씨름


하나님의 군대

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2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로다.”

그 곳 이름을 마하나임(Mahanaim, 현재 요단강 동편)이라 하였다. ’두 진영’이라는 뜻이었다.





에서의 소식

3 야곱이 앞서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에서는 세일(Seir, 현재 요르단 남부 에돔 산지) 지방, 에돔 들에 있었다.

4 사자들에게 말했다.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전해라. ‘주의 종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5 “‘소, 나귀, 양 떼, 남종, 여종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7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고 답답해졌다. 함께한 사람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어,

8 생각했다.

에서가 한 떼에 이르러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하리라.





야곱의 기도

9 야곱이 기도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여,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고향,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겠다’고.”

10 “저는 하나님께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감당하기 부족한 자입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 두 떼를 이루었습니다.”

11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가 와서 어미와 자식을 함께 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12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잘 되게 하여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고.”





예물 작전

13 야곱이 그 날 밤 거기서 묵었다. 소유 중에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골랐다.

14 암염소 200, 숫염소 20, 암양 200, 숫양 20,

15 젖 나는 낙타 30과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어린 나귀 10.

16 떼를 나누어 종들에게 맡기고 말했다. “나보다 먼저 건너가라. 각 떼 사이에 간격을 두고.”

17 앞에 가는 종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형이 너를 만나 ‘이것들은 누구 것이냐, 어디로 가느냐, 누가 보냈냐’ 하거든,”

18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내 주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야곱도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고 해라.”

19 둘째, 셋째, 모든 종들에게도 같은 말을 일렀다.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20 “’야곱 주인도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도 잊지 마라.”

야곱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앞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풀어놓은 후에 대면하자. 혹시 나를 용납하리라.

21 예물이 먼저 건너가고, 야곱은 그날 밤 진 중에서 묵었다.





얍복강의 씨름

22 야곱이 그 밤에 일어났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얍복(Jabbok, 현재 요르단 자르카강) 나루를 건넜다.

23 그들을 건너가게 하고,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

24 야곱은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25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야곱의 넓적다리 관절을 쳤다. 씨름하는 동안 야곱의 넓적다리 관절이 어긋났다.

26 그가 말했다. “날이 새려 하니 놓아주어라.”

야곱이 말했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27 그가 물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이스라엘(Israel).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한 민족의 이름이 이 밤 이 강가에서 태어났다.

29 야곱이 청했다.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30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Peniel, 현재 얍복강 근처 요르단)이라 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31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야곱이 그 넓적다리 관절로 말미암아 절었다.

3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도 넓적다리 관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넓적다리 관절 큰 힘줄을 그분이 쳤기 때문이다.

절뚝이며 걸어갔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넓적다리 관절에 평생의 흔적을 새기고.



다음 장 — 400인을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 야곱은 일곱 번 땅에 엎드린다. 그리고 형이 달려와 목을 끌어안는다. 둘이 운다.




창세기 33장 — 에서의 포옹


400인이 온다

1 야곱이 고개를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어젯밤 얍복강에서 씨름한 자리가 아직 욱신거렸다. 넓적다리 관절이 어긋난 채로, 야곱은 절뚝이며 서 있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지만, 몸은 아직 낡은 야곱의 것이었다.

야곱은 자녀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세웠다.

2 여종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맨 앞에,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었다.

순서가 말해준다. 야곱이 가장 아끼는 자들을 가장 안전한 자리에 놓았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3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에서 나아가며 형에게 가까이 이를 때까지 일곱 번 땅에 몸을 굽혔다.

일곱 번이다. 고대 근동의 외교 예법상 최고의 복종을 나타내는 몸짓이었다. 한때 형의 복을 훔쳤던 자가, 이제 형 앞에 일곱 번 엎드렸다.





에서가 달려오다

4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둘이 울었다.

400인이 칼을 들고 온 것이 아니었다. 에서는 복수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20년의 시간이 그 분노를 어딘가에 내려놓았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거나. 야곱이 밤새 씨름하며 얻어낸 것이 이것이었는지도 몰랐다.

5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말했다. “하나님이 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에요.”

6 여종들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나아와 절했다.

7 레아도 자기 자녀들과 함께 나아와 절했다. 그 후 요셉과 라헬이 나아와 절했다.

8 에서가 물었다. “오다가 만난 그 많은 떼들은 뭐냐?”

야곱이 말했다. “형에게 은혜를 얻으려고 드리는 것들이에요.”

9 에서가 말했다. “아우야,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다. 네 것은 네가 가져라.”

10 야곱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형이 나를 반겨주셨으니, 이 예물을 받아 주세요.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형이 나를 기뻐해 주시니까요.”

11 “하나님이 제게 넘치도록 주셨으니 형, 이것 받아 주세요.”

야곱이 강권하니 에서가 받았다.





다른 길

12 에서가 말했다. “그럼 같이 떠나자. 내가 앞장서 갈게.”

13 야곱이 말했다. “형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젖 먹이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하루만 무리하게 몰면 양 떼가 다 죽어요.”

14 “형은 먼저 가세요. 저는 가축과 아이들 속도에 맞춰 천천히 가다가 세일(Seir, 현재 요르단 남부 에돔 산지)에서 형을 뵙겠습니다.”

15 에서가 말했다. “그러면 내 사람들 몇을 남겨줄게.”

야곱이 말했다. “괜찮아요. 형이 이렇게 잘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다. 에서와 함께 가는 대신 다른 방향을 택했다. 형제의 포옹은 진심이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다. 외교였다.

16 에서는 그날 세일로 돌아갔다.





숙곳, 그리고 세겜

17 야곱은 숙곳(Succoth, 현재 요단강 동편 얍복 근처)으로 갔다. 거기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릿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숙곳이라 했다.

에서에게 ’세일에서 만나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반대 방향으로 발을 돌렸다. 거짓말이었는지, 상황을 보며 마음이 바뀐 것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야곱은 언제나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18 야곱은 밧단아람에서 나와 가나안 땅 세겜(Shechem, 현재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성에 평안히 이르러, 성 앞에 천막을 쳤다.

이것이 20년 만의 귀환이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넜던 자가, 이제 두 가족과 두 떼의 가축과 수많은 종들을 이끌고 돌아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였다.

19 천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야곱의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었다. 작은 밭 하나였지만, 족장들이 약속의 땅 한 귀퉁이를 발로 밟고 돈을 내고 산다는 것 —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언어였다.

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얍복강에서 새 이름을 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내딛으며 그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벧엘에서 서원했던 것의 첫 이행이었다.



다음 장 — 야곱의 딸 디나가 성 안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 그리고 두 형제가 칼을 든다.




창세기 34장 — 디나 사건


디나가 나갔다

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부터 모든 것이 무너진다.

2 그 땅의 추장 히위 부족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보았다. 그녀를 데려다가 강제로 욕보였다.

3 그런데 그의 마음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깊이 끌렸다. 그 소녀를 사랑하여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4 세겜이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저 소녀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줘.”





두 아버지의 협상

5 야곱이 딸 디나가 욕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아들들은 들에서 짐승과 함께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있었다.

6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이야기하러 나왔다.

7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근심하고 아주 화가 났다.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강제로 관계를 맺어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8 하몰이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 아이를 세겜의 아내로 주어라.”

9 “우리와 혼인하자.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가 맞이해라.”

10 “우리와 함께 살아라. 이 땅이 너희 앞에 넓으니, 여기서 장사하며 재산을 모아라.”

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직접 말했다. “무엇이든 요구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12 “혼수와 예물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소녀를 제 아내로만 주십시오.”





속임수

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대답했다.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기 때문이었다.

14 그들이 말했다. “그렇게는 못 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15 “단 한 가지 조건이면 허락하겠습니다. 너희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되는 것이에요.”

16 “그러면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함께 살아 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17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겠다면,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18 그들의 말이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의 마음에 들었다.

19 그 청년이 그 일을 지체하지 않았다.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





성문의 설득

20 하몰과 세겜이 성문으로 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려 한다. 이 땅에 살며 거래하게 하자. 땅이 넓으니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어.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22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우리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민족이 되겠다 하더라.”

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물이 결국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어? 그 조건을 들어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거야.”

24 성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다.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





시므온과 레위

25 제삼일이었다. 아직 아픔이 한창일 때.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두 오빠가 각자 칼을 들고 거리낌 없이 마을로 들어가 모든 남자를 죽였다.

26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나왔다.

27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그 시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을을 약탈했다. 그들의 누이가 욕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28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마을에 있는 것, 들에 있는 것을 빼앗고,

29 그들의 재물을 모두 약탈하며,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았다.





야곱의 분노, 두 아들의 반론

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망하게 했다. 이 땅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제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 수가 적은데, 그들이 힘을 합쳐 오면 나와 내 집 전체가 몰살당한다.”

31 시므온과 레위가 대꾸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대하듯 해도 그냥 놔둔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야곱도 옳았고, 두 아들도 옳았다. 그러나 그 옳음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것이 이 가문의 오래된 상처였다.



다음 장 —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다. “벧엘로 올라가라.” 야곱은 온 집안의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고 다시 떠난다.




창세기 35장 — 벧엘로 돌아가는 길, 라헬의 마지막 걸음


신상을 묻다

1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벧엘(Bethel, 예루살렘 북쪽 19km 베이틴)로 올라가라. 거기 살아라. 네가 형 에서 피해 도망치던 그날,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약속 앞에 섰다. 세겜(Shechem, 팔레스타인 나블루스)에서 피가 흘렀고, 집안 전체가 흔들렸다. 이제 더 지체할 수 없었다.

2 야곱이 집안 식구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너희가 가진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3 “우리가 벧엘로 올라가자. 내가 힘들었던 날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드라빔이 나왔다. 귀고리들이 나왔다.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몸에 걸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모였다.

4 집안사람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다. 흙이 덮이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길

5 길을 떠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주변 마을들이 야곱 일행을 추격하지 않았다. 세겜 사건 이후 얼마나 많은 눈이 이들을 노려보고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움을 그 마을들 위에 내리셨다. 어느 문도 열리지 않았고, 어느 말굽 소리도 그들을 따라오지 않았다.

6 야곱과 그의 일행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렀다.

7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벧엘(벧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하나님이 형에게서 도망하던 그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십 년 전의 돌 베개, 기름 부은 기둥, 그 모든 기억이 여기 있었다.

8 그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벧엘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혔다. 그 나무를 알론바굿(곡하는 상수리)이라 불렀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함께 키운 늙은 여인의 죽음이었다. 어떤 슬픔은 조용히 지나간다.





이름을 다시 새기다

9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셨다.

10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 그러나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다.”

이미 얍복 나루에서 한 번 받은 이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소리 내어, 공식적으로 새겨주셨다. 이름이란 한 번 듣는다고 사람 안에 뿌리내리는 게 아닌 모양이다.

11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해라. 큰 민족, 여러 민족이 네게서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12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땅을 네게도 주겠다. 네 후손에게도.”

13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14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 돌기둥을 세웠다. 그 위에 전제를 붓고 기름도 부었다.

15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불렀다.





라헬의 마지막 걸음

16 벧엘을 떠났다. 에브라다(Ephrath, 베들레헴)까지 아직 얼마가 남은 곳이었다. 몇 시간, 혹은 반나절의 거리. 그 짧은 길에서 일이 터졌다.

17 라헬이 산통을 시작했다. 힘든 해산이었다. 산파가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18 라헬의 숨이 꺼져가는 중에, 그녀는 아이 이름을 베노니(슬픔의 아들)라 불렀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냐민(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다.

19 라헬이 죽었다. 베들레헴(Bethlehem,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는 길에 묻혔다.

20 야곱이 그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다. 라헬의 무덤 기둥은 오늘까지 있다.

그 돌기둥 하나가 수천 년을 서 있었다. 야곱은 계속 걸어야 했다. 아이를 안고.





에델 망대, 그리고 르우벤

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 너머에 천막을 쳤다.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머물 때였다. 첫째 아들 르우벤(Reuben)이 아버지의 첩 빌하(Bilhah)와 잠자리를 했다. 이스라엘이 그 소식을 들었다.

본문은 여기서 말을 자른다. 야곱의 반응을 쓰지 않는다. 단지 “들었다”고만 한다. 그러나 이 한 줄은 훗날 장자권 박탈의 씨앗이 된다.





열두 아들

23 야곱의 아들은 이러하다.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이요,

24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25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26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었다.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로, 밧단아람에서 낳은 자들이다.

27 야곱이 마므레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Hebron,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이르렀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었다.





이삭의 끝

28 이삭의 나이가 180살이었다.

29 이삭이 숨을 거두었다. 나이 들도록 충분히 살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를 장사했다.

두 형제가 수십 년 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섰다.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다음 장 — 에서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가는 동안, 에서는 이미 한 나라의 왕조를 세우고 있었다.




창세기 36장 —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나라


에서의 아내들과 자녀들

1 에서, 곧 에돔의 계보는 이러하다.

2 에서는 가나안 여자들에게서 아내를 맞이하였다.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Oholibamah),

3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바스맛(Basemath)이다.

4 아다는 에서에게 엘리바스(Eliphaz · ㉸ 엘리파즈)를 낳고, 바스맛은 르우엘(Reuel)을 낳았으며,

5 오홀리바마는 여우스(Jeush)와 얄람(Jalam)과 고라(Korah)를 낳았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다.

6 에서는 아내들과 자녀들, 집의 모든 식구와 양 떼, 소 떼, 모든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 형제 야곱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

7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 땅이 감당하지 못했다.

8 에서는 세일 산(Seir, 현대 요르단 남부) 에 살았다. 에서가 곧 에돔이다.





에서의 자손 명단

9 세일 산에 있는 에돔 부족의 조상, 에서의 계보다.

10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르우엘이요,

11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요,

12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

13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 세라, 삼마, 밋사이다. 이들이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14 시브온의 손녀요 아나의 딸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이다.





에돔 땅의 족장들

15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첫째 아들 엘리바스의 자손에서 나온 족장들은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16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아다의 자손이다.

17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에서 나온 족장들은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밋사 족장이니,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18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에서 나온 족장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이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다.

19 이들이 에서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족장들이니, 에서는 에돔이다.





세일 땅의 호리 부족

20 그 땅의 원주민 호리 부족, 세일의 아들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21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 세일의 자손인 호리 부족의 족장들이다.

22 로단의 자녀는 호리, 헤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딤나이며,

23 소발의 자녀는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이요,

24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 아나이다. 이 아나는 광야에서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온천을 발견한 자다.

25 아나의 자녀는 디손이요, 아나의 딸은 오홀리바마이며,

26 디손의 자녀는 헴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요,

27 에셀의 자녀는 빌한, 사아완, 아간이요,

28 디산의 자녀는 우스, 아란이다.

29 호리 부족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30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니, 이들이 세일 땅에 있는 부족대로 된 호리 부족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 이전의 에돔 왕들

31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기 전,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이다.

이 한 줄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이스라엘은 아직 가난한 천막 안에 있는데, 에돔은 이미 왕조를 이어가고 있었다.

32 브올의 아들 벨라(Bela)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시 이름은 딘하바이며,

33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Jobab)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34 요밥이 죽고 데만 사람의 땅에서 후삼(Husham)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35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하닷(Hadad)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는 모압 들에서 미디안 부족을 쳐서 이긴 자요 그 도시 이름은 아윗이며,

36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에서 삼라(Samlah)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37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가의 르호봇에서 사울(Shaul)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38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Baal-hanan)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며,

39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Hadar)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시는 바우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이라.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였다.





에돔의 족장들

40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종족과 거처에 따라 이러하다.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41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42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밉살 족장,

43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 이들이 에돔의 족장들이요, 에돔 부족의 조상은 에서였다.

야곱은 아직 헤브론 들에 천막을 치고 있다. 에서는 이미 왕들의 조상이 되어 있다. 형제의 두 길이 이렇게 갈라졌다.



다음 장 —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사고, 색동옷이 피에 젖어 돌아온다.




창세기 37장 — 꿈꾸는 자, 구덩이에 던져지다


색동옷

1 야곱은 아버지가 나그네로 살던 땅 가나안에 살았다.

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요셉이 열일곱 살 때였다. 그는 형들과 함께 양 떼를 치며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다녔는데,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알렸다.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눈이었다. 그 눈이 얼마나 곱게 보였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3 이스라엘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

4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다.

인사도, 안부도 없었다. 같은 밥상에 앉아도 통하지 않는 말이 있다.





두 개의 꿈

5 요셉이 꿈을 꾸었다. 형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이 더 미워하게 되었다.

6 요셉이 말했다. “내 꿈 이야기 들어봐.”

7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내 단 주위로 둘러서서 내 단에게 절을 하더라고.”

8 형들이 말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그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

9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다. “또 꿈을 꿨어.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내게 절을 하더라고.”

10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꾸짖었다. “그 꿈이 무슨 뜻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다 네게 절을 해야 한다는 거냐?”

11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두었다.

야곱은 꾸짖었지만 잊지 않았다. 꿈이란 그런 것이다. 무시하고 싶어도 마음 어딘가에 남는다.





도단에서

12 형들이 세겜(Shechem,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근처에서 아버지의 양 떼를 먹이고 있었다.

13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 떼를 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 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라.”

“예, 가겠습니다.”

14 야곱이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다. 요셉이 세겜으로 갔다.

15 한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헤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16 “형들을 찾고 있어요.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알려주세요.”

17 “여기서 떠났더라. 도단(Dothan,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북부)으로 가자고 하던 것을 들었다.”

요셉이 형들을 따라가 도단 들에서 만났다.





구덩이

18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다.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19 서로 말했다. “꿈꾸는 자가 온다.”

20 “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면 그의 꿈이 어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21 르우벤이 들었다. 요셉을 형들의 손에서 구하려 했다. “우리가 생명을 해치지는 말자.”

22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광야의 이 구덩이에 던지자.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나중에 구덩이에서 꺼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한 것이다.

23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렀다. 형들이 요셉의 옷 — 그 색동옷을 벗기고

24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비어 있었다.





은 20세겔

25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 보니, 길르앗에서 온 이스마엘 상인들이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애굽, Egypt)로 내려가고 있었다.

26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숨긴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27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우리 손으로 해치지 말자. 그도 우리의 동생, 우리의 육체다.”

형제들이 그 말을 들었다.

28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세겔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다.

29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왔다. 보니 요셉이 없었다. 옷을 찢었다.

30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했다.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피 묻은 옷

31 형들이 숫염소 한 마리를 잡아 요셉의 옷을 그 피에 적셨다.

32 그 색동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게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보십시오.”

33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겼구나.”

34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해 슬퍼했다.

35 아들딸들이 다 와서 그를 위로했으나 야곱이 위로를 받지 않았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겠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 울었다. 옷 한 벌을 온 집안이 둘러싸고 울었다.

그 옷이 어떻게 피에 젖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앉아 있었다.

36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파라오(바로)의 신하 경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학자들은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시기를 대략 BC 1900년~1700년 사이로 본다. 두 가지 유력한 가설이 있다. 하나는 중왕국 12왕조(센와세레트 3세 또는 아메넴헤트 3세) 시기, 다른 하나는 힉소스 시대(15왕조, 셈족 계열의 외래 왕조)다. 후자는 외국인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이집트의 2인자까지 올랐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다음 장 — 요셉 이야기가 잠시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든다.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린다.




창세기 38장 — 유다와 다말, 꺾이고 돌아가는 계보


유다가 내려가다

1 그 무렵이었다.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갔다.

“내려갔다”는 말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다. 형제들의 무리에서 빠져나갔다는 뜻이다. 요셉을 판 그 손으로 유다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다.

2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녀와 결혼하여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3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엘이라 했고,

4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오난(Onan)이라 했으며,

5 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셀라(Shelah)라 했다.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엘과 다말

6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Tamar · ㉸ 타마르)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

7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설명이 없다. 이유도 없다. 그저 “악했다”는 한 줄, 그리고 죽음.

8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의 의무를 다해 형의 후사를 이어라.”

이것은 수혼(嫂婚) 관습이다. 형이 자손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 태어난 아이를 형의 자손으로 잇는 제도였다.

9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형에게 자손이 생기지 않도록 그 씨를 땅에 흘렸다.

10 그가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두 아들을 잃었다. 같은 여자 옆에서. 유다의 눈에 다말은 어떻게 보였겠는가.





기다림의 세월

11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 가서 과부로 지내어라.”

속으로는 달랐다.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을까 두렵다’고 생각했다.

다말은 돌아가 아버지 집에서 기다렸다. 세월이 흘렀다. 셀라는 자랐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다.

12 세월이 지나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유다가 슬픔에서 벗어난 뒤,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Timnah, 유다 지역)에 자기 양 털 깎는 자들에게로 올라갔다.

13 누군가 다말에게 알렸다. “네 시아버지가 딤나로 양 털 깎으러 올라간다더라.”





에나임 문 앞에서

14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에나임 문 앞에 앉았다. 에나임은 딤나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다말은 셀라가 자란 것을 보았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기다리는 것을 멈추기로 했다.

15 유다가 그녀를 보고 얼굴을 가렸으므로 몸 파는 여인인 줄 알았다.

16 유다가 길을 돌이켜 그녀에게 나아가 말했다. “들어가게 해다오.”

며느리인 줄 몰랐기 때문이다.

“저를 취하시면 무엇을 주시겠어요?”

17 “내 양 떼 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겠다.”

“보내실 때까지 담보를 주시겠어요?”

18 “무슨 담보를 원하느냐?”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손에 든 지팡이요.”

유다가 그것들을 주었다.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다말이 그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19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너울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다.





사라진 여인

20 유다가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염소 새끼를 주어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돌려받게 했다. 그러나 친구가 찾아도 여자를 찾지 못했다.

21 그 곳 사람들에게 물었다. “에나임 길 곁에 있던 여인이 어디 있소?”

“여기에는 그런 여인이 없었소.”

22 친구가 유다에게 돌아가 알렸다. “찾지 못했소. 그 곳 사람들도 거기에 그런 여인이 없었다 하더이다.”

23 유다가 말했다. “그냥 두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까 두렵다.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네가 찾지 못했으니.”





뒤집힌 심판

24 3개월쯤 지나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알렸다. “네 며느리 다말이 음행을 저질러 임신했소.”

유다가 말했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 다말이 끌려나올 때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26 유다가 알아보았다. 말했다.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후로 다시는 그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베레스와 세라

27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쌍둥이가 그녀의 뱃속에 있었다.

28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묶으며 말했다. “이것이 먼저 나왔다.”

29 그러나 그 아이가 손을 들이고, 동생이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네가 어찌 터뜨리고 나왔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터진 자)라 했다.

30 이어서 홍색 실을 손에 맨 형이 나왔다. 그 이름을 세라(붉은 여명)라 했다.

이렇게 다윗의 조상 라인이 이어진다. 꺾이고, 돌아가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서. 계보란 늘 깔끔하지 않다.



다음 장 —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로 돌아간다. 보디발의 집에서 잘 되던 그에게, 뜻하지 않은 시험이 찾아온다.




창세기 39장 — 보디발의 집, 감옥 안의 하나님


잘 되는 종

1 요셉이 이집트(Egypt)로 내려갔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를 이집트로 데려갔고, 파라오의 신하 경비대장 보디발(Potiphar)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다.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셔서 그가 잘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 그 주인의 집에 있었다.

3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심을 보았다.

4 요셉이 그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5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들에 있는 것과 집에 있는 것 모든 소유에 복이 미쳤다.

6 보디발은 자기 손에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한 줄이 다음에 올 일의 씨앗이다.





거절

7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을 들어 말했다.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8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다. “내 주인이 집 안의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기고 아무것도 내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9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10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지만 요셉이 듣지 않았다. 그녀 곁에 눕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옷을 버리고 도망하다

11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 안에 들어갔는데, 집 안의 남자들이 한 명도 없었다.

12 그녀가 그의 옷을 잡으며 말했다.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자.”

요셉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 도망했다.

13 그녀가 요셉이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는 것을 보았다.

14 집안의 남자들을 불러 말했다. “보아라,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구나. 그가 나를 범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15 “그가 내 소리를 듣고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16 그녀가 요셉의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7 주인이 돌아오자 그녀가 같은 말을 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러 내게 왔기에,”

18 “내가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습니다.”





감옥에서도

19 주인이 자기 아내가 요셉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아주 크게 화가 났다.

20 요셉을 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넣었다.

가장 충직하게 섬겼던 자가 가장 억울하게 갇혔다. 그러나 본문은 그 억울함을 길게 쓰지 않는다. 대신 다음 줄에서 방향을 바꾼다.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2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니 거기서 무슨 일을 처리하든지 요셉이 했다.

23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가 하는 것을 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었던 자가 이번엔 감옥 안에서 총무가 되었다. 장소가 바뀌어도 사람 위에 있는 것은 같았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다음 장 — 감옥 안에서 요셉은 두 명의 왕실 관리를 만난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풀이한다. 그러나 기억되는 일은 언제나 바라던 시간보다 늦게 온다.




창세기 40장 — 감옥의 두 꿈, 잊혀진 약속


두 관리가 갇히다

1 그 후에 이집트(Egypt)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들의 주인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죄를 저질렀다.

2 파라오가 두 관원장에게 크게 화를 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3 그들을 경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 — 요셉이 갇혀 있는 그곳에 가두었다.

4 경비대장이 요셉을 그들에게 붙여 수종들게 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났다.





수심에 찬 얼굴

5 감옥에 갇힌 이집트 왕의 두 관원 —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하룻밤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다. 각 꿈은 자기만의 풀이가 있었다.

6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왔다. 그들의 얼굴이 수심에 차 있었다.

7 요셉이 물었다. “오늘 어찌 얼굴이 수심에 차 있습니까?”

8 그들이 말했다.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풀이할 자가 없소.”

요셉이 말했다. “꿈 풀이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말씀해 보세요.”





술 관원장의 꿈

9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했다.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 “그 나무에 가지가 3개 있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송이가 익었더니,”

11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파라오의 잔에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드렸소.”

12 요셉이 말했다. “그 풀이가 이러합니다. 세 가지는 3일입니다.”

13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다시 불러 당신의 전직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당신이 전에 술 맡은 관원이 되었을 때에 하던 대로 파라오의 잔을 그 손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14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파라오에게 말해 나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15 “나는 히브리 사람의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처음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 밖에 냈다. 부탁이라는 형태로.





떡 관원장의 꿈

16 떡 맡은 관원장이 꿈 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내 머리 위에 흰 떡 광주리 3개가 있고,”

17 “맨 위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한 여러 가지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이다.”

18 요셉이 대답했다. “그 풀이가 이러합니다. 세 광주리는 3일입니다.”

19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불러내어 나무에 달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같은 숫자, 같은 3일. 그러나 전혀 다른 끝.





제3일, 파라오의 생일

20 제3일이 되었다. 파라오의 생일이었다. 파라오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모든 신하들 앞에 불러냈다.

21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대로 복직시켰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드렸다.

22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렸다. 요셉이 풀이한 대로였다.

23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

단 두 글자. 그러나 이 두 글자 안에 요셉의 2년이 더 갇혀 있다. 사람의 기억이란 감옥보다 더 견고한 벽이 되기도 한다.



다음 장 — 2년이 지나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꾼다. 살진 소와 마른 소,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 아무도 풀이하지 못할 때 술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해낸다.




창세기 41장 — 파라오의 꿈, 요셉의 대반전


두 번의 꿈

1 만 2년 후였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2 강에서 아름답고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3 그 뒤를 이어 흉하고 뼈만 남은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강 가에 있는 살진 소들 곁에 섰다.

4 흉하고 뼈만 남은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을 먹어버렸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었다.

5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다. 한 줄기에 충실하고 좋은 이삭 7개가 돋아났다.

6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7개가 돋아났는데,

7 그 가는 이삭들이 충실한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 파라오가 깨고 나니 꿈이었다.

8 아침이 되어 파라오의 마음이 심란했다.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를 불러 그 꿈을 말했으나 아무도 파라오에게 풀이하지 못했다.





술 관원장이 기억하다

9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제가 오늘 제 허물을 아룁니다.”

10 “파라오께서 종들에게 화를 내셔서 저와 떡 맡은 관원장을 경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11 “하룻밤에 그와 나 둘이 꿈을 꾸었는데 각각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12 “거기 경비대장의 종으로 젊은 히브리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에게 말하니 그가 각 사람의 꿈을 풀이해 주었고,”

13 “그 풀이한 대로 되었으니 나는 복직되고 그는 나무에 달렸습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14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다. 빨리 감옥에서 불러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에게 나아왔다.

15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풀이하는 자가 없더니, 네가 꿈을 들으면 풀이할 수 있다고 들었노라.”

16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좋은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17 파라오가 요셉에게 꿈을 말했다. 강가에서 살진 소를 뼈만 남은 소들이 먹어치우는 꿈, 충실한 이삭을 마른 이삭들이 삼키는 꿈.

24 “내가 이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했으나 내게 풀이하는 자가 없었노라.”





풀이와 제안

25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파라오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26 “살진 암소 7마리는 7년이요, 충실한 이삭 7개도 7년입니다. 꿈이 하나입니다.”

27 “뼈만 남고 흉한 암소 7마리도 7년이요, 동풍에 마른 이삭 7개도 7년이니, 그것들은 7년 큰 흉년입니다.”

28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7년 큰 풍년이 이집트에 있을 것이요,”

29 “그 후에 7년 큰 흉년이 들 것이며, 이집트 땅의 풍년은 다 잊혀지고 이 땅이 먹을 것이 모자라 피폐해질 것입니다.”

30 “풍년이 뒤에 오는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니 그 흉년이 아주 심할 것입니다.”

31 꿈이 두 번 거듭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빨리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셉이 말했다.

32 “이제 파라오께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3 “풍년 7년 동안 이집트 땅의 소산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도시마다 먹을 것을 쌓아 두소서.”

34 “그 양식을 저장하여 7년 큰 흉년에 대비하시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장 반지와 고운 삼베옷

37 이 말이 파라오와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였다.

38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39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알리셨으니 너와 같이 지혜롭고 똑똑한 자가 없도다.”

40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라. 나는 왕위에서만 너보다 크리라.”

41 “내가 너를 이집트 온 땅의 총리로 세우노라.”

42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고운 삼베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었다.

43 두 번째로 높은 왕실 수레에 태우니 무리가 그 앞에서 외쳤다. “압렉!”

무릎을 꿇어라. 이 히브리 청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다.

파라오가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했다.

요셉을 등용한 파라오의 정확한 정체는 알 수 없다. 힉소스 왕조설을 따르면 아포피스(Apophis) 같은 셈족계 왕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12왕조설을 따르면 센와세레트 3세 또는 아메넴헤트 3세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성경은 이름을 남기지 않고 “파라오”라고만 기록했다.

44 “나는 파라오다. 이집트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리라.”

45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생명을 주는 자)라 하고, 온(On, 헬리오폴리스, 현대 카이로 북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Asenath)을 아내로 주었다.

고고학·언어학 — 요셉이 받은 이집트 이름과 가족 정보가 모두 진짜 이집트어로 환원된다. 사브낫바네아(Zaphenath-paneah)는 이집트어 ḏd-pꜣ-nṯr-iw-f-ꜥnḫ “신이 말씀하신다, 그가 살리라”의 음역으로 풀이된다. 아내 아스낫(Asenath, ns-Nt “여신 네이트에게 속한 자”)과 장인 보디베라(Potiphera, pꜣ-dī-pꜣ-rꜥ “태양신 라가 주신 자”), 그가 섬긴 도시 온(On — 헬리오폴리스, 현대 카이로 북동 마타리야)도 모두 실재 이집트어 어형이다. 시대 배경으로는 셈족이 이집트 행정에 진입할 수 있었던 힉소스(Hyksos, BC 1650~1550) 시기 가설이 널리 거론된다. 카이로 남쪽 베니 하산(Beni Hasan)의 크눔호테프 2세 무덤 벽화(BC 1900년경)는 가나안에서 들어온 셈족 상인 행렬을 그려내 그런 이동이 일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요셉이라는 인물 자체를 직접 거명한 비문은 아직 없다 — 당시 이집트 기록은 외국인 신하 개인을 거의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46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





풍년과 저장

47 7년 풍년 동안에 땅이 풍성히 소산을 냈다.

48 요셉이 이집트 온 땅의 양식을 거두어 각 도시에 저장했다. 각 도시 주위 밭의 소산을 그 도시 안에 쌓았다.

49 요셉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주 많이 곡식을 저장하여 수량을 셀 수 없었다.

50 큰 흉년이 들기 전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

51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잊게 하심)라 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52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번성케 하심)이라 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큰 흉년이 시작되다

53 이집트 땅에 7년 풍년이 끝나고

54 요셉의 말대로 7년 큰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모자랐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양식이 있었다.

55 이집트 온 땅이 굶주리니 백성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 음식을 구했다. 파라오가 이집트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56 온 땅에 먹을 것이 모자랐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다.

57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다. 큰 흉년이 온 땅에 심했기 때문이었다.

구덩이에 던져진 17살짜리 소년이, 12년이 지나 세계의 식량 창고를 열고 있다.



다음 장 — 가나안에도 큰 흉년이 닥쳤다.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낸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다.




창세기 42장 — 형들의 첫 번째 이집트 방문


왜 서로 바라보느냐

1 야곱은 이집트(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왜 서로 멀뚱멀뚱 바라보고만 있느냐?”

2 “들으니 이집트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구나. 거기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오너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3 요셉의 형 열 명이 이집트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4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 혹시 재앙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5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으므로, 먹을 것을 사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이집트로 내려갔다.





요셉은 알아보았다

6 요셉은 그 땅의 총리였다. 모든 백성에게 먹을 것을 파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7 요셉이 형들을 보고 알아보았다. 그러나 모르는 척하고 엄하게 말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양식을 사러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열 명의 얼굴 앞에서 요셉은 숨을 눌렀을 것이다. 20년 전 구덩이에 던져지던 날의 기억, 도망치던 이스마엘 상인들의 뒷모습.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다.

8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나이도, 옷도, 언어도 달랐다.

9 요셉이 그들에 대해 꾸었던 꿈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을 엿보러 온 것이다.”





정탐꾼 심문

10 형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습니다.”

11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12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을 보러 온 것이다.”

13 형들이 말했다. “우리는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14 요셉이 말했다. “내가 한 말이 맞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15 “너희를 이렇게 시험하겠다. 파라오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동생이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16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동생을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그리하여 너희 말이 참인지 확인하겠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파라오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17 요셉이 그들을 3일 동안 가두었다.





제3일의 전환

18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하여 살아남아라.”

19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채워라.”

20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형들이 그대로 하기로 했다.





동생의 일로

21 형들이 서로 말했다. 요셉이 통역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지 몰랐다.

“우리가 동생의 일로 죄를 저질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다.”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이제 우리가 치르는 것이다.”

23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했다.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 가서 울었다. 그리고 돌아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중에서 시므온(Simeon · ㉸ 시메온)을 붙잡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했다.





자루 속의 돈

25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각 사람이 낸 돈을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가는 길에 먹을 것도 주게 했다. 그대로 했다.

26 그들이 나귀에 먹을 것을 싣고 그 곳을 떠났다.

27 한 사람이 숙소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속에 자기 돈이 있는 것을 보았다.

28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 돈이 돌아왔다. 보라, 이것이 내 자루 속에 있다.”

그들의 마음이 서로 풀리며 떨렸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야곱에게 돌아오다

29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자기들이 겪은 모든 일을 말했다.

30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고 우리를 나라의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31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라 정탐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2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33 “그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임을 이렇게 확인하겠다.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먹을 것을 가져다가 집안의 굶주림을 채우고,”

34 “너희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정직한 사람인 줄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35 그들이 자루를 비우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자루에 들어 있었다. 그들과 아버지가 그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했다.





야곱의 절망

36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자식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고, 시므온도 없고, 이제 베냐민마저 빼앗아가려 하니, 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37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겨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아버지께 데려오겠습니다.”

38 야곱이 말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는데,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픔 속에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야곱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큰 흉년은 계속될 것이다. 다음번에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음 장 — 큰 흉년이 더욱 심해지자 야곱은 결국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기로에 선다. 유다가 나서고,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창세기 43장 — 베냐민과 함께 다시 이집트로


버티는 아버지, 설득하는 유다

1 큰 흉년은 그칠 기미가 없었다. 가나안 땅을 덮은 굶주림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2 이집트에서 가져온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야곱이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가서 먹을 것을 조금 사 오너라.”

3 유다가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섰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도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4 “베냐민을 함께 보내신다면 내려가서 아버지께 먹을 것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5 “하지만 보내지 않으신다면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동생 없이는 오지도 마라’고 했는데 어찌 가겠습니까.”

6 이스라엘(야곱)은 분통을 터뜨렸다. “어찌하여 동생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해롭게 하느냐?”

7 형제들이 한목소리로 답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해 낱낱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동생이 있느냐?’ 하고 친절히 물어오기에 그대로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가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8 유다가 다시 나섰다. 이번엔 애원이 아니라 보증이었다.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 떠나야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사시고 아이들도 삽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9 “제가 그 아이를 위해 보증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를 안전히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그 죄를 제가 지겠습니다.”

10 유다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다.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두 번은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항복, 그리고 예물

11 이스라엘은 긴 침묵 끝에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여라.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조금씩 담아 예물로 가져가거라.”

12 유향, 꿀, 향품, 몰약, 비자, 감복숭아 — 가나안 땅이 자랑하는 소산들이었다. “돈은 두 배로 가져가거라. 처음에 자루에서 도로 나온 돈도 가져가야 한다.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13 “그리고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거라.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14 야곱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불쌍히 여기심을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다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포기가 아니었다. 운명에 기대는 자의 마지막 고백이었다.





두려움과 함께 이집트 도착

15 형제들은 예물을 챙기고 돈을 두 배로 준비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요셉 앞에 다시 섰다.

16 요셉이 베냐민이 함께 온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청지기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데려가라.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여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17 청지기는 말대로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했다.

18 형제들은 그 집 앞에 이끌려 들어서는 순간부터 가슴이 서늘했다.

‘우리가 무슨 트집에 걸린 건 아닐까. 처음에 돌아갔을 때 자루에서 나온 돈 때문일 것이다. 이 자들이 우리를 덮쳐 종으로 삼고 나귀를 빼앗으려는 것이리라.’

19 형제들은 대문 앞에서 청지기를 붙잡았다. “선생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먹을 것을 사러 왔다가 돌아갈 때 각자의 자루를 열어보니 우리가 낸 돈이 그대로 자루 안에 있었습니다.”

20 “그 돈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먹을 것을 살 다른 돈도 가져왔습니다. 누가 자루에 돈을 넣었는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21 청지기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루 속에 넣어두신 재물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미 제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22 그 말 한마디에 형제들의 굳어 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요셉의 집에서

23 청지기는 시므온을 데리고 나왔다. 감금에서 풀려난 시므온이 형제들 앞에 섰다. 형제들은 발을 씻었고 나귀들은 여물을 받았다.

24 25 형제들은 정오에 요셉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예물을 가지런히 준비했다.

26 요셉이 집으로 들어왔다. 형제들은 예물을 들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별 11개가 절을 하고 있었다.

27 요셉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너희가 말하던 늙은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아직 살아 계시냐?”

28 형제들이 답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서 평안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들은 다시 허리를 굽혀 절했다.





베냐민을 보는 순간

29 요셉이 고개를 들어 베냐민을 보았다. 같은 어머니 라헬이 낳은, 자신의 친동생. 태어나던 그 날부터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던 동생이었다.

요셉의 가슴 어딘가가 뭉클하게 조여들었다.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하던 막내 동생이냐?”

“하나님이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라노라, 얘야.”

30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울었다.

형제들이 없는 곳에서, 홀로.

31 한참 후 요셉은 세수를 하고 감정을 가라앉혔다. 나와서 담담한 얼굴로 말했다. “상을 차려라.”





잔칫상의 비밀

32 상이 차려졌다. 요셉의 자리, 형제들의 자리, 함께 식사하는 이집트 사람들의 자리가 따로따로였다.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한 상에서 먹지 않았다 — 그것은 그들에게 부정한 일이었다.

33 형제들이 자리에 앉았다. 맏이부터 막내까지 나이 순서대로 정확히 배치되어 있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나이를 다 알지?’

말은 못 했지만 눈빛들이 흔들렸다.

34 음식이 날라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접시를 보니 다른 형들의 것과 달랐다. 5배였다.

주인이 막내를 각별히 여기고 있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마시고 즐거웠다. 오랜만의 포식이었다. 아무도 그 이상한 호의의 이유를 눈치채지 못했다.



다음 장 — 형제들이 기쁘게 떠나는 아침, 그러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다. 그리고 유다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탄원을 시작한다.




창세기 44장 — 은잔과 유다의 탄원


함정

1 밤이 깊었다. 형제들이 곤히 자는 시각, 요셉은 청지기를 불렀다. “자루마다 먹을 것을 가득 채워라. 각 사람의 돈을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라.”

2 “그리고 내 은잔을, 막내의 자루에 먹을 것 산 돈과 함께 넣어라.”

청지기는 말대로 했다.

3 동이 텄다. 형제들은 나귀에 짐을 싣고 서둘러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시므온도 되찾았고, 베냐민도 무사했고, 먹을 것도 가득했다.

4 그러나 그들이 도시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라. 따라잡으면 말하여라.”

5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마시는 잔, 점치는 데 쓰는 잔이 없어졌다. 너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





따라잡힘

6 청지기가 형제들을 따라잡아 그 말을 그대로 전했다.

7 형제들의 얼굴이 굳었다. 억울함이 치밀었다. “주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사람들입니까?”

8 “전에 자루에서 나온 돈도 가나안에서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 먼 길을 일부러 돌아왔는데, 우리가 주인 댁의 은이나 금을 훔치겠습니까?”

9 형제들은 자신만만했다. “만약 우리 중에 그 잔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를 죽이십시오. 나머지 우리는 모두 종이 되겠습니다.”

10 청지기가 말했다. “좋습니다. 잔을 가진 자만 종이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죄가 없습니다.”





수색

11 형제들은 각자 자루를 내려 땅에 놓았다. 당당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12 청지기가 수색을 시작했다.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차례대로.

르우벤의 자루 — 없다. 시므온 — 없다. 레위 — 없다. 유다 — 없다. 잇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 없다.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

13 잔이 나왔다.

은잔. 요셉의 잔.

형제들은 옷을 찢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각자 짐을 다시 나귀에 싣고 도시로 돌아갔다. 발걸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유다의 항복

14 요셉의 집에 들어서자, 요셉이 아직 거기 있었다. 유다와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렸다.

15 요셉이 차갑게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너희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칠 줄 모른다고 생각했더냐?”

16 유다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로 항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죄가 어디서 왔는지, 유다는 알고 있었다. 요셉을 판 그날의 죄가 지금 이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그는 느꼈다.

“우리가 모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잔을 가진 자도, 나머지도.”

17 요셉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잔이 나온 자만 나의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평안히 올라가라.”





유다의 명연설

18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몸을 굽히며 말을 시작했다. “내 주여, 주의 종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노하지 마소서, 주는 파라오와 같으신 분입니다.”

19 “주께서 종들에게 처음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하고요.”

20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늙은 아버지와, 그 노년에 얻은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홀로 어머니에게서 남은 자라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십니다’라고.”

21 “그때 주께서 종들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보겠다’라고.”

22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입니다’라고.”

23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동생이 함께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24 “저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25 “그 후 아버지께서 ’다시 내려가 먹을 것을 조금 사 오너라’고 하셨을 때,”

26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막내 동생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 아이 없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27 “그러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다.’”

28 “‘하나는 나를 떠나갔는데, 분명히 찢겨 죽었다고 다시는 보지 못하였다.’”

29 “’이제 이 아이마저 데려가려 하느냐? 만약 재앙이 그에게 미친다면 나는 흰 머리로 슬프게 스올(죽음의 세계)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30 유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이제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이가 함께 있지 않다면 — 아버지의 혼이 이 아이의 혼과 깊이 이어져 있으니 —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31 “종들이 아버지께 아이가 없음을 알리면, 흰 머리의 아버지께서 슬픔으로 스올에 내려가시게 됩니다.”

32 “저 유다는 이 아이를 위해 아버지께 보증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평생 그 죄를 내가 집니다’라고 했습니다.”

33 유다는 마지막 말을 천천히, 또렷하게 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종으로 하여금 이 아이를 대신하여 주 곁에 머물게 하소서. 아이는 형들과 함께 올라가게 해주소서.”

34 “아이 없이 제가 어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닥칠 그 재앙을 제가 어찌 차마 눈 뜨고 보겠습니까?”

이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다음 장 — 유다의 말이 끝나는 순간, 요셉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20년의 비밀이 무너진다.




창세기 45장 — 나는 요셉이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1 유다의 말이 끝났다. 침묵.

요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모든 시종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나가라.”

2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물러났다. 방 안에는 요셉과 열한 명의 형제들만 남았다.

그리고 요셉이 울었다. 소리 내어, 크게 울었다. 그 소리가 이웃 방까지, 파라오의 궁까지 들릴 만큼.

3 울음을 겨우 추스른 요셉이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요셉이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총리대신이 요셉이라고?’

20년 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그 17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4 요셉이 손을 내밀었다. “가까이 오시오.”

형제들이 가까이 왔다. 요셉이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5 “나는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아우 요셉이오. 이제 나를 여기에 판 것을 근심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오.”

6 “이 땅에 큰 흉년이 든 지 벌써 2년이오. 앞으로 5년은 더 갈 것이오. 밭을 갈아도,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는 세월이.”

7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을 두시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오.”

8 요셉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오.”

형제들은 그 말을 들으며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의 주로,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소.”





아버지를 데려오라

9 요셉이 서두르기 시작했다. “빨리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온 땅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10 “아버지께서 고센(Goshen, 이집트 나일 델타 동부) 땅에 사시면 내게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과 손자들, 양 떼와 소 떼와 모든 소유를 다 데려오십시오.”

11 “앞으로 5년은 큰 흉년이 더 남았으니 내가 아버지를 돌봐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모든 것이 가난에 빠질 것이오.”

12 “보십시오. 당신들의 눈,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고 있소. 내 입이 직접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소.”

13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이 모든 영광과, 당신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전하시오. 그리고 빨리 아버지를 모셔 내려오시오.”





눈물의 포옹

14 요셉이 베냐민에게로 걸어갔다.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15 요셉은 형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을 맞추며 울었다. 그제야 형들도 말을 하기 시작했다.

20년이 지나서야, 형제들이 다시 같은 자리에 섰다.





파라오의 기쁨

16 이 소식이 파라오의 궁에 퍼졌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 파라오와 신하들이 기뻐했다.

17 파라오가 요셉에게 직접 말했다. “형제들에게 이르라.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을 데려오라.’”

18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19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 오라.”

20 “살림살이 걱정은 하지 마라. 이집트 온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했다. 요셉은 파라오의 명에 따라 수레를 내주었다. 노자도 주었다.

22 각 사람에게 옷을 한 벌씩 주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23 아버지에게는 따로 준비했다. 이집트의 좋은 것을 실은 나귀 10마리,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 쓸 먹을 것과 빵을 실은 암나귀 10마리.

24 형제들을 보내며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시오.”

형제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야곱에게 닿은 소식

25 형제들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왔다.

26 형제들이 말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땅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멍해졌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믿기지 않았다. 전혀.

27 형제들이 요셉이 한 말들을 하나씩 전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들을 보았다.

그때였다. 야곱, 이스라엘의 기운이 소생했다.

28 노인의 눈이 빛났다. 야곱이 말했다. “충분하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도 살아 있구나.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봐야겠다.”



다음 장 — 야곱이 가나안을 떠난다. 이삭의 하나님이 브엘세바(Beersheba, 네게브 사막)에서 다시 나타나신다. 70인이 이집트로 내려간다.




창세기 46장 — 70인, 이집트로 내려가다


브엘세바의 밤

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브엘세바(Beersheba, 네게브 사막)에 이르러 멈췄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다. 약속의 땅을 등지는 일이었다. 야곱은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

2 그날 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3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다시 이끌어 올릴 것이다. 요셉이 자기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마지막 말이 야곱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죽는 순간 요셉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을 파라오가 보낸 수레에 태웠다. 어린아이들과 아내들도 함께 탔다.

6 가나안에서 모은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다.





70인의 이름

7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 — 그 온 가족이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8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Reuben), 그리고 르우벤의 아들들: 9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10 시므온(Simeon · ㉸ 시메온)과 그의 아들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

11 레위(Levi)와 그의 아들들: 게르손, 그핫, 므라리.

12 유다(Judah)와 그의 아들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

13 잇사갈(Issachar · ㉸ 이사카르)과 그의 아들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

14 스불론(Zebulun · ㉸ 즈불룬)과 그의 아들들: 세렛, 엘론, 얄르엘.

15 이들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레아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다. 딸 디나도 함께였다. 아들과 딸을 합쳐 33명이었다.

16 갓(Gad · ㉸ 가드)과 그의 아들들: 시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17 아셀(Asher · ㉸ 아세르)과 그의 아들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브리아의 아들들: 헤벨, 말기엘.

18 이들은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으로 야곱에게서 난 자손이다. 16명.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요셉(Joseph)과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

20 이집트 땅에서 온(On, 헬리오폴리스, 카이로 북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아준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21 베냐민의 아들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뭅빔, 훕빔, 아릇.

22 이들이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4명이다.

23 단(Dan)의 아들: 후심.

24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와 그의 아들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25 이들은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으로 야곱에게서 난 자손이다. 7명.

26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자손,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한 직계 자손이 모두 66명이었다.

27 이집트에서 요셉에게서 난 아들이 둘이었다.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재회

28 야곱은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 고센 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게 했다.

29 요셉이 수레를 몰아 고센(Goshen, 이집트 나일 델타 동부)으로 나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했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다. 오래도록 울었다.

30 이스라엘이 말했다. “이제 죽어도 좋다. 네 얼굴을 보았으니, 네가 아직 살아 있으니.”

22년이었다. 요셉이 열일곱에 팔려 간 뒤, 야곱이 아들 없이 버텨온 세월.





파라오를 만날 준비

31 요셉이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에 말했다. “내가 올라가 파라오에게 아뢰겠소. ’내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내게 왔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양 떼와 소 떼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라고.”

32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 직업을 물으면,”

33 “이렇게 대답하시오. ’주의 종들은 어릴 때부터 대를 이어 가축을 길러왔습니다’라고.”

34 요셉에게는 계산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겼다. 그 편견 덕분에 형제들은 이집트인들과 섞이지 않고, 고센의 좋은 땅을 자기들끼리 차지해 살 수 있을 것이었다.

요셉은 아버지 집안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다음 장 —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선다. 130년의 세월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다. 큰 흉년은 더 깊어지고, 이집트의 땅은 모두 파라오의 것이 된다.




창세기 47장 — 고센에 뿌리내리다


파라오 앞의 형제들

1 요셉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양 떼와 소 떼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센(Goshen, 이집트 나일 델타 동부) 땅에 와 있습니다.”

2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골라 파라오에게 소개했다.

3 파라오가 물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4 형들이 대답했다. “주의 종들은 목자이며 우리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심하여 풀이 없어 종들의 양 떼를 먹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땅 고센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5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다. “네 아버지와 형제들이 네게 왔으니,”

6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다. 가장 좋은 땅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게 하라.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맡아 관리하게 하라.”





야곱, 파라오를 축복하다

7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파라오에게 소개했다.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

8 파라오가 야곱에게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 야곱이 답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로 살았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파라오 앞에 선 130살 노인이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10 야곱이 파라오를 다시 축복하고 물러났다.

11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집트 최고의 땅, 라암셋(Rameses, 이집트 동부 나일 델타) 지역을 내어 주었다. 파라오의 명대로였다.

12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식구 수에 맞게 먹을 것을 공급했다.

이때의 파라오는 누구였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 설을 두고 갈린다. 힉소스 왕조설(15왕조, BC 1650~1550)이 우세한데, 셈족 계열의 외래 왕조였던 힉소스가 같은 셈족인 야곱의 식구를 이집트 동부 변경(고센)에 정착시킨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중왕국 12왕조설(BC 1900년대)을 따르면 아메넴헤트 3세 즈음으로 추정된다.





큰 흉년이 땅을 삼키다

13 큰 흉년은 더 깊어졌다.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었다. 이집트와 가나안이 함께 굶주려 기진해갔다.

14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팔아 돈을 거두어들였다. 그 돈이 전부 파라오의 궁으로 들어갔다.

15 이집트와 가나안의 돈이 다 바닥났다.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몰려왔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돈이 다 떨어졌다고 우리 앞에서 죽으라는 겁니까?”

16 요셉이 말했다. “돈이 없으면 가축을 가져오시오. 가축으로 먹을 것을 드리겠소.”

17 사람들이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몰고 왔다. 요셉은 가축을 받고 먹을 것을 내주었다. 그 해가 다 그렇게 지나갔다.

18 이듬해 사람들이 다시 왔다. “주인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돈도 가축도 이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몸과 토지뿐입니다.”

19 “우리와 우리 토지를 먹을 것과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파라오의 종이 되고 우리 토지는 파라오의 것이 되겠습니다. 씨앗만 주시면 우리가 살아서 땅을 갈겠습니다.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20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파라오를 위해 사들였다. 큰 흉년이 너무 심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씩 땅을 팔았다. 땅이 다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21 요셉은 백성들을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각 도시로 이주시켰다.

22 다만 제사장들의 땅만은 사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파라오에게서 정해진 몫을 받아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5분의 1 법

23 요셉이 백성에게 선포했다. “보시오. 오늘 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토지를 파라오를 위해 샀소. 씨앗을 줄 테니 토지에 뿌리시오.”

24 “추수 때에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치시오. 나머지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오. 밭에 뿌릴 씨앗으로, 가족의 먹을 것으로 쓰시오.”

25 백성들이 말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26 요셉은 이것을 이집트 토지법으로 정했다. 추수의 5분의 1은 파라오에게. 이 법은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단, 제사장들의 땅만은 제외였다.





야곱의 마지막 부탁

27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재산을 모으고 번성하여 크게 늘어났다.

28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다. 야곱의 나이가 147살이 되었다.

29 죽을 날이 가까워 오자 야곱이 요셉을 불렀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맹세하거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마라.”

30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고 싶다.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선조들의 묘지에 장사하여라.”

요셉이 답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31 야곱이 말했다. “내게 맹세하여라.”

요셉이 맹세했다. 이스라엘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다음 장 — 야곱이 병이 든다.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간다. 노인의 손이 엇갈려 작은 아들의 머리 위에 얹힌다.




창세기 48장 — 엇갈린 손


병상의 아버지

1 그 후에 요셉에게 전갈이 왔다. “아버지가 편찮으십니다.”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달려갔다.

2 야곱에게 전해졌다.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력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노쇠한 몸이었지만 그 눈빛은 살아 있었다.

3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Luz, 훗날의 벧엘)에서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4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을 많게 하여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땅을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물려받을 땅으로 주겠다’고 하셨다.”

5 야곱이 요셉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집트에 오기 전, 가나안 땅에서 네게서 태어난 두 아들 — 에브라임과 므낫세 — 그 아이들은 내 아들이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6 “그들 이후에 네게서 태어날 자녀들은 네 것이다. 그들은 형들의 이름 아래서 물려받을 땅을 받을 것이다.”

7 야곱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다. “내가 밧단에서 돌아올 때 라헬이 가나안 땅에서 내 곁을 떠났다. 에브라다(Ephrath, 베들레헴, 예루살렘 남쪽)로 가는 길에서였다. 나는 그를 거기, 에브라다 — 지금의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묻었다.”

라헬. 야곱의 가장 깊은 상처. 아직도 아팠다.





볼 수 없는 눈으로 보다

8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요셉의 아들들을 바라보았다. “이들이 누구냐?”

9 요셉이 말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말했다.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축복해주겠다.”

10 이스라엘의 눈이 노령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잘 분간하지 못했다.

요셉이 아들들을 할아버지 가까이 데려갔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1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네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 하였더니, 하나님이 네 자손까지 내게 보이셨구나.”

12 요셉이 아들들을 할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내려서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엇갈린 손

13 요셉이 두 아들을 자리에 세웠다. 오른편에 므낫세, 왼편에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오른손이 므낫세에게,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닿도록 배치했다.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었다. 순서대로라면 오른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가야 했다.

14 그런데 이스라엘이 손을 엇갈렸다.

오른손이 에브라임(작은 아들)의 머리 위로 갔다. 왼손이 므낫세(첫째 아들)의 머리 위로 갔다.

의도적인 교차였다. 눈이 어둡다고 착각한 것이 아니었다.

15 이스라엘이 요셉을 축복하며 말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들에게 불리기를 빕니다. 이들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요셉의 항의

17 요셉이 보니 아버지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있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첫째 아들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에게 얹으십시오.”

18 이스라엘이 고개를 저었다.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19 “므낫세도 한 민족이 되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커질 것이다.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야곱은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야곱이 에서보다 선택받은 것처럼 — 인간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이었다.

20 그날 야곱이 축복했다. “이스라엘이 이 이름들로 축복하여 말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되게 하시기를.’”

이렇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되었다.





마지막 선물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22 “내가 네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주노니 —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세겜(Shechem, 팔레스타인 나블루스) 땅이다.”

세겜. 요셉이 훗날 묻힐 땅이다. 야곱은 그것을 미리 요셉에게 주었다.



다음 장 — 야곱이 마지막 힘을 모아 열두 아들을 불러 모은다. 각 지파를 향한 예언이자 축복이자 때로는 냉혹한 심판이 시작된다.




창세기 49장 — 열두 지파를 향한 마지막 말


임종의 예언

1 야곱이 아들들을 불렀다. “모두 모이거라. 너희가 훗날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하리라.”

2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여라.”

침상에 앉은 노인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말들은 시(詩)였다. 수천 년을 건너올 예언이었다.





르우벤

3 “르우벤아, 너는 내 첫째 아들이요, 내 힘이요, 내 능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뛰어나고 권능이 탁월하다.”

4 “그러나 물이 끓어 넘치듯 탁월하지 못하리라.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내 침상을 더럽혔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잠자리를 함께한 자였다(35장). 야곱은 잊지 않았다. 그 사건은 첫째 아들의 권리를 빼앗아 갔다.





시므온과 레위

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6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들어가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고 제멋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7 “저주를 받을 그 분노, 맹렬한 그 진노.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세겜 사건의 후유증이었다. 두 형제는 누이 디나를 위해 복수했지만, 그 방식은 너무 잔혹했다. 야곱은 그것을 기억했다.





유다 — 사자의 후손

8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을 자다.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9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먹이를 먹고 올라갔도다.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감히 건드리랴.”

10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러하리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Shiloh)’ — 해석이 나뉘는 단어다. 그러나 수천 년 뒤 이 구절은 메시아 예언의 뿌리로 읽힐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또 다른 왕이 나올 것이다.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스불론, 잇사갈, 단

13 “스불론은 해변에 머무르리니, 그의 해변은 배 매는 곳이 될 것이요, 그의 경계가 시돈(Sidon)까지 이르리로다.”

14 “잇사갈은 튼튼한 나귀가 양 우리 사이에 웅크림이로다.”

15 “그는 쉼이 좋고 땅이 아름다움을 보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세금 바치는 종이 되리로다.”

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 “단은 길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발굽을 물어서 그 타는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 야곱이 잠깐 멈추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언 중간에 흘러나온 기도였다. 노인은 먼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불렀다.





갓, 아셀, 납달리

19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리니, 그는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20 “아셀에게서 나오는 음식은 기름지고 그는 왕의 진미를 공급하리로다.”

21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도다.”





요셉 — 가장 긴 축복

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의 무성한 가지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3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아주 괴롭히며 적대하며 쏘았으나,”

24 “그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을 얻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25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네게 있을 것이로다.”

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됨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열두 아들 중 가장 길고 가장 풍성한 축복이었다. 야곱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이 아들이 특별했다는 것을.





베냐민

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켜쥔 것을 나누리로다.”





마지막 유언

28 이것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것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이다. 각 사람에게 적합한 축복으로 축복했다.

29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족속 에브론의 밭 막벨라(Machpelah, 헤브론) 굴에 장사하라.”

30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그 밭과 함께 사서 자기 소유 묘지로 삼은 것이다.”

31 “거기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묻혔으며, 나도 레아를 거기 묻었다.”

32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족속에게서 산 것이다.”

33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쳤다. 그는 발을 침상 위에 거두었다. 숨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다음 장 —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운다. 대부대가 가나안으로 향한다. 막벨라 굴에 야곱이 묻힌다. 그리고 창세기가 막을 내린다.




창세기 50장 — 이집트의 관 하나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1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렸다. 울었다. 입을 맞추었다.

2 요셉이 자기 신하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에 썩지 않게 하는 향료를 바르게 했다. 의원들이 이스라엘에게 향을 입혔다.

3 사십 일이 걸렸다. 향을 입히는 데 드는 기간이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야곱을 위해 슬피 울었다.

이방 나라가 히브리 족장의 죽음을 애도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쌓은 세월의 무게였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장례 행렬

4 통곡의 날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궁 신하들에게 아뢰었다. “내가 파라오의 은혜를 입었다면 부탁드립니다. 파라오에게 전해 주십시오.”

5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맹세하게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파두었던 묘지에 장례를 치러라’고. 부탁이오니 내가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6 파라오가 답했다.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맹세대로 장례를 치러라.”

7 요셉이 올라갔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 파라오 궁의 지도자들과 이집트 땅의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8 요셉의 집안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도 함께했다. 고센 땅에 남은 건 어린아이들과 양 떼와 소 떼뿐이었다.

9 병거와 기병이 따라갔다. 큰 대부대였다.

10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Atad)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거기서 크게 통곡하며 슬피 울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칠 일 동안 슬피 울었다.

11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 타작마당의 통곡을 보고 말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큰 슬픔이로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아벨미스라임(Abel Mizraim, 요단강 근처) 이라 불렀다. ’이집트인들의 슬픔’이라는 뜻이었다.

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대로 했다.

13 그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Machpelah, 헤브론) 밭 굴에 장례를 치렀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묘지로 사들인 바로 그 굴이었다.





형제들의 두려움

14 장례를 마치고 요셉이 이집트로 돌아왔다. 형제들과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이 함께 돌아왔다.

15 그런데 그 순간, 형들 사이에 불안이 피어올랐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다. 요셉이 우리를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거면? 옛날에 우리가 한 짓 — 그걸 이제 갚으려 든다면 어쩌지?’

16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17 “‘요셉에게 가서 전해라. 형들이 너에게 한 짓이 못된 짓이었다. 그 죄를, 그 허물을 부디 용서해 주라.’ 이렇게요. 저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가 섬기시던 그 하나님 — 그분의 종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정말 그런 말을 남겼는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형들이 두려움에 꾸며낸 말일 수도 있다. 어쨌든 —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날의 죄책감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18 형들이 직접 요셉 앞으로 왔다. 그리고 엎드렸다.

“저희는 주의 종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19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무슨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20 “너희는 나를 해치려고 했지.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좋은 일로 바꾸셨어.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21 “이제 무서워할 거 없어. 너희도, 너희 아이들도 — 내가 다 먹여 살릴게.”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다정하게 말했다.

22년 전 그 구덩이, 은 스무 닢에 팔리던 날, 이집트 감옥의 어둠 — 그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안에 녹아내렸다. 하나님이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고백이었다.





마지막 날들

22 요셉은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서 살았다. 그의 일생은 110년이었다.

23 요셉은 에브라임의 3대손까지 보았다.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이들도 요셉의 무릎 위에서 자랐다.

24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곧 죽어.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실 거야 —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25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 그날 — 내 뼈를 여기서 함께 메고 올라가라.”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다. 파라오 다음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의 마지막 소원이 —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었다. 자기 뼈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26 요셉이 110살에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의 몸에 향료를 발라 썩지 않게 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관에 안치했다.

요셉이 죽고 약 400년 후 출애굽이 일어난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박해하는 새 파라오는 보통 람세스 2세(BC 1279~1213) 또는 그 직전 세티 1세로 추정된다. 그 사이 이집트에서는 힉소스가 쫓겨나고 신왕국(18·19왕조)이 들어섰으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출 1:8)이 등장한다.



그렇게 창세기의 막이 내린다.

하늘과 땅의 창조로 시작한 이 책이, 이집트의 관 하나로 끝난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요셉의 뼈는 이집트에 누워 있었지만, 그 뼈는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400년 후, 한 민족이 노예로 신음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실 것이다. 요셉의 해골은 광야 40년을 함께 건너 약속의 땅 세겜(Shechem, 팔레스타인 나블루스)에 묻히게 된다. 창세기가 뿌린 씨앗이 출애굽기에서 싹을 틔울 것이다.



400년 후 — 한 아이가 나일 강 갈대 상자 속에 떠내려간다. 그의 이름은 모세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음 책(출애굽기)의 몫이다.


[image: 출애굽기 표지]








출애굽기

노예의 땅에서 자유의 산까지 — 한 민족이 만들어진 책.




출애굽기 조망

출애굽기는 야곱의 일흔 명이 한 민족이 되어 가는 책이다. 이집트의 압제, 모세의 부르심, 열 가지 재앙, 홍해 도하,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 — 한 책 안에 해방의 서사와 거룩의 청사진이 함께 있다.


1부 · 출애굽 (1~18장)

압제, 모세, 재앙, 홍해



2부 · 시내 언약 (19~24장)

십계명과 언약법전



3부 · 성막 (25~40장)

설계, 금송아지, 건축, 영광




출애굽기 1장 — 새 왕이 일어났다


야곱의 가족

1 야곱(Jacob)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갔다. 이름은 이렇다.

2 르우벤(Reuben), 시므온(Simeon · ㉸ 시메온), 레위(Levi), 유다(Judah).

3 잇사갈(Issachar · ㉸ 이사카르), 스불론(Zebulun · ㉸ 즈불룬),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

4 단(Dan),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 갓(Gad · ㉸ 가드), 아셀(Asher · ㉸ 아세르).

5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 요셉(Joseph)은 그보다 먼저 이집트에 가 있었다.

6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요셉이 죽었다. 형제들도 다 죽었다. 그 시대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야곱이 일흔 명을 데리고 도착한 그 가족 — 한 세대가 통째로 막을 내렸다.

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낳고 또 낳았다. 점점 강해지고, 점점 많아져,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찼다.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 그 명령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새 왕이 일어났다

8 그런데 새 왕이 이집트에 일어났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었다.

‘모르는’ — 못 들어봤다는 게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에 가깝다. 한 왕조가 다른 왕조에게 자리를 내어줄 때, 앞 시대의 영광은 통째로 지워진다. 요셉이 세웠던 모든 것 — 일곱 해 풍년의 곡식, 외국인 총리의 위엄 — 한순간에 잊혔다.

역사·고고학 — 이 “새 왕”이 누구냐가 출애굽 연대 가설의 핵심이다. 두 견해가 있다. (1) 신왕국 18왕조 초기, 셈족 외국 왕조였던 힉소스(Hyksos)가 추방된 직후의 토착 왕(아흐모세 1세 ~ 투트모세 1세, BC 16세기 후반). (2) 19왕조 람세스 2세 시대(BC 13세기). 11절의 라암셋 도시 이름이 람세스에서 왔다는 점이 후자의 근거다. 어느 쪽이든 — 셈족이 우대받던 시대가 끝나고 외국인이 위협으로 보이는 시대로 분위기가 바뀐 정황은 발굴로 분명히 확인된다.

9 그가 자기 백성을 모아놓고 말했다.

“봐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해졌다.”

10 “우리가 똑똑하게 대처해야 한다. 안 그러면 저들이 더 늘어날 거다. 전쟁이 터지면 저들이 우리 적과 손잡고 우리를 칠 거고, 결국 이 땅을 떠나버릴 거다.”

이 한 단락에 모든 비극의 씨가 들어 있다. 새 왕은 이스라엘을 위협이 아니라 이미 적으로 본다. “똑똑하게 대처하자”는 말 아래 — 압제가 시작된다.





노예 노동

11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노동 감독자들을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히려는 거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파라오(Pharaoh · 개역 성경 표기 ‘바로’)를 위해 곡식 창고 도시 두 곳을 지었다 — 비돔(Pithom · ㉸ 피톰)과 라암셋(Raamses · ㉸ 라메세스).

비돔과 라암셋 — 둘 다 나일 삼각주 동부에서 발굴된 실재 도시다. 라암셋은 텔 엘딥아(Tell ed-Dab’a) 일대로, 람세스 2세(BC 13세기)가 거대 수도로 재건한 곳. 그전 이름은 힉소스 시대의 아바리스(Avaris). 비돔은 텔 엘레티베(Tell el-Retabeh)로 추정된다. 두 곳 모두 외국인 노동력 — 셈족 양식 가옥과 외국인 묘지 — 의 흔적이 발굴됐다.

12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 이스라엘은 더 번성했다. 더 퍼졌다.

이집트인들은 무서워졌다.

압제가 번식을 막지 못했다. 도리어 반대였다. 두려움이 압제를 낳고, 압제가 다시 두려움을 키우는 — 그 악순환의 첫 회전이다.

13 이집트인들은 일을 더 가혹하게 시켰다.

14 진흙 반죽, 벽돌 굽기, 들에서 하는 온갖 일. 그들의 삶을 쓴맛으로 가득 채웠다.

룩소르 서안의 18왕조 재상 레크미레(Rekhmire) 무덤 벽화에는 이 노역이 그대로 그려져 있다 — 외국인 노동자가 진흙을 밟고 거푸집에 부어 벽돌을 찍는 장면, 그 위에서 채찍을 든 감독관들. 본문의 묘사는 그 시대 일상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두 산파

15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다. 한 명은 십브라(Shiphrah · ㉸ 시프라), 다른 한 명은 부아(Puah · ㉸ 푸아).

16 왕이 명령했다.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잘 봐라. 사내아이면 죽여. 딸이면 살려둬도 된다.”

사내아이만 죽이는 정책 — 단순한 잔혹이 아니다. 여자아이는 자라서 이집트 가정에 흡수되어 사라진다. 사내아이는 잠재적 군사 위협. 인구를 직접 학살하지 않고 출산 단계에서 끊는 — 잔혹한 합리주의다.

17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왕이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다. 사내아이들을 살렸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부를 때, 그건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 — 그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신앙의 가장 기본을 인정해 주는 칭찬이다. 그 칭호가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에게 붙는 자리가 — 바로 여기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어떤 지도자보다 먼저 — 권력에 가장 취약한 두 산파가 그 칭호를 받았다.

18 왕이 산파들을 다시 불렀다.

“왜 그랬느냐? 왜 사내아이들을 살렸느냐?”

19 산파들이 대답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라요. 너무 강건해서 —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낳아버립니다.”

거짓말이었을까. 절반쯤 사실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 산파들은 권력 앞에서 자기 백성을 지켰다. 왕에게 “너희보다 강하다”고 받아친 것 자체가 작은 저항이었다.

20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잘해주셨다. 백성은 더 번성했고, 더 강해졌다.

21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셨다.

이름이 본문에 두 번 적혔다(15절, 17절). 무명의 두 산파가 — 그 시대 어떤 파라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정작 그들에게 명령한 파라오는 — 이름조차 적히지 못했다. 본문이 누구를 기억하기로 선택했는지, 그 침묵이 말한다.





나일강

22 그래서 파라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인에게서 태어난 사내아이는 모두 나일강(Nile)에 던져라. 딸은 살려두어도 된다.”

산파들의 거역으로 한 번 좌절된 정책이 — 이제 나라 전체에 떨어진다. 비밀스러운 살해에서 공공의 강제로. 다음 장, 나일강에 던져지는 것은 한 갓난아기다. 그러나 그 아기는 죽지 않는다. 갈대 상자 안에서 떠내려간다.



다음 장 — 한 레위 가족이 사내아이를 낳는다.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숨긴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아기를 그 안에 누인다. 그리고 강에 띄운다. 파라오의 명령이 떠내려가 — 파라오의 딸 앞에 멈춘다.




출애굽기 2장 — 갈대 상자에 누인 아기


레위 가족의 아이

1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집안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2 여자가 임신했다. 아이를 낳았는데 — 사내아이였다.

아이가 너무 예뻤다.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숨겼다.

본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적지 않는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독자는 알지만 — 그의 탄생 이야기는 이름 없는 두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이름 없는 어머니, 이름 없는 아버지. 나중에 밝혀지지만,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이다(민 26:59).

3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하나 구해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 방수가 됐다.

그 안에 아이를 누이고, 나일강(Nile) 갈대밭 사이에 살짝 내려놓았다.

갈대 상자(히브리어 테바, תֵּבָה) —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곳은 딱 두 군데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갈대 상자. 규모는 천지 차이지만, 두 이야기 모두 물 위에서 보존되는 생명 이야기다. 갈대(파피루스)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이다. 역청은 사해 부근이나 메소포타미아에서 교역으로 들어왔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배를 만드는 게 일상적인 기술이었다.

4 아이의 누나가 멀리 서서 지켜봤다. 어떻게 될지 보려고.





파라오의 딸

5 파라오(Pharaoh · 개역 성경 표기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왔다. 시녀들이 옆에서 따라 걸었다.

공주가 갈대밭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았다. 시녀 하나를 보내 가져오게 했다.

6 뚜껑을 열었다.

아기가 있었다. 아기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마음이 움직였다.

“이건 히브리 아이네.”

파라오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히브리어 하말, חָמַל) — 이 동사는 ’위협으로부터 아끼다, 살려두다’의 뉘앙스가 있다. 공주는 아이가 히브리 사내아이임을 알면서도 — 살리기로 했다. 자기 아버지의 명령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결정이었다.

7 그때 아이의 누나가 달려 나왔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올까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요.”

8 “데려와.”

9 소녀가 달려가서 — 아이의 친어머니를 데려왔다.

공주가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 나 대신 젖을 먹여줘요. 품삯은 내가 줄게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갔다.

이 장면의 아이러니가 고요하게 흐른다. 아이를 죽이라 명령한 파라오의 나라에서, 파라오의 딸이 살린 아이를 — 친어머니가 공식적으로 키우게 된다. 그것도 왕실의 돈을 받으면서. 억압의 구조가 제 손으로 파국의 씨앗을 돌본다.





모세라는 이름

10 아이가 자랐다. 어머니가 공주에게 데려갔다. 공주가 아들로 삼았다.

이름을 지었다 — 모세(Moses).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이야.”

모세(מֹשֶׁה) — 이집트어 어원으로 보면 ’아들, 태어난 자’를 뜻하는 접미사다(투트모세, 아흐모세처럼). 그러나 본문은 히브리어 동사 ’마샤(mashah, מָשָׁה, 건져내다)’로 설명한다. 두 언어가 겹치는 자리에서 탄생한 이름 —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백성에게 속한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의 동족

11 시간이 흘렀다. 모세가 어른이 됐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에게 나갔다. 그들의 노역을 눈으로 봤다.

이집트인 하나가 히브리인 하나를 — 자기 동족 한 사람을 — 때리고 있었다.

12 모세가 사방을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집트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다.

모세가 동족을 보러 나갔다는 본문의 짧은 문장 — 그가 왕궁에서 자랐음에도,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알고 있었음을 가리킨다. 히브리서 11:24은 모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한다. 그 선택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

13 다음 날 다시 나갔다.

이번엔 히브리인 둘이 싸우고 있었다. 모세가 잘못한 쪽에게 말했다.

“왜 동족을 때립니까?”

14 그가 쏘아붙였다.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 재판관으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요?”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 이 질문이 모세의 삶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나중에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는 같은 질문 앞에 선다. 그때마다 대답은 달랐다. 첫 번째는 달아남이었다.

모세는 무서워졌다.

‘이 일이 알려졌구나.’





미디안으로

15 파라오도 이 일을 들었다.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모세는 도망쳤다. 미디안(Midian) 땅으로 갔다.

미디안 — 시나이 반도 동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타북 지역 일대로 비정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미디안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땅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미디안까지 이동한 거리는 대략 400km 이상. 시나이 반도를 횡단하는 여정이었다.

모세가 우물가에 앉았다.

16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었다. 딸들이 아버지의 양 떼를 몰고 와서 물을 긷기 시작했다.

17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려 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왔다. 양 떼에게 물을 떠다 줬다.

18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Reuel) 에게 돌아왔다.

“오늘은 왜 이리 일찍 왔느냐?”

19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 손에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직접 물을 길어다가 양에게 먹여줬고요.”

20 “그래?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왜 그냥 두고 왔니? 가서 불러오거라. 밥이라도 먹게.”

르우엘(Reuel, ‘하나님의 친구’)은 나중에 이드로(Jethro, 이트로)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동일 인물이다(출 3:1).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흥미롭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이드로가 야훼 신앙의 전통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케나이트(Kenite) 가설’을 제시하지만 학계에서 논란 중이다.

21 모세가 그 집에 머물기로 했다. 르우엘이 딸 시브라(Zipporah · ㉸ 치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다.

22 시브라가 아들을 낳았다. 모세가 이름을 지었다 — 게르솜(Gershom).

“나는 이국 땅의 나그네다.”

게르솜 — 히브리어 ’게르(ger, 나그네)’와 ’솜(sham, 거기서)’의 합성. ’거기서 나그네 되었다’는 뜻이다. 그 이름 하나가 모세의 정체성을 담는다 — 이집트 왕궁에서도 나그네였고, 미디안에서도 나그네였다. 어디도 그의 집이 아니었다.





부르짖음

23 긴 세월이 흘렀다.

이집트 왕이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노역에 신음했다. 부르짖었다.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갔다.

24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을.

25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이 절의 히브리어는 간결하다 —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무엇을 아셨는지 목적어조차 적히지 않는다. 그 침묵이 오히려 무겁다. 본문은 400년 가까이의 침묵이 끝나는 지점을 — 이 네 동사로 표시한다. 들으셨다, 기억하셨다, 바라보셨다, 아셨다.



다음 장 — 모세가 양 떼를 몰고 시내산(호렙) 자락으로 갔다. 그곳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 그 불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출애굽기 3장 — 타지 않는 떨기나무


호렙 산 기슭에서

1 모세가 장인 이드로(Jethro · ㉸ 이트로)의 양 떼를 치고 있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광야 깊숙이 몰고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Horeb)에 이르렀다.

호렙(Horeb)과 시내산(Sinai) — 같은 산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신명기는 주로 호렙, 출애굽기·민수기는 주로 시내산이라 부른다. 두 전승이 같은 지점을 다른 이름으로 전한 것으로 본다. 오늘날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단의 ’제벨 무사(Jebel Musa, 모세의 산)’가 전통적으로 지목되지만, 학계에서 위치 비정 논쟁은 계속 중이다.

2 그때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한가운데서 나타났다.

모세가 봤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타지 않았다.

3 모세가 혼자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가서 좀 봐야겠다. 왜 저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지?”

’떨기나무(히브리어 스네, סְנֶה)’는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식물로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 일부 학자들은 이 불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본문의 핵심은 불이 아니라 ’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 그것이 모세를 멈추게 만든 것이었다.





하나님의 첫 말씀

4 주님이 보셨다 — 모세가 보려고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이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불렀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 있습니다.”

5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6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두려웠다.

신발을 벗는 행위 — 고대 근동에서는 신성한 장소에 들어가거나 주인 앞에 엎드릴 때 신발을 벗는 것이 관습이었다. 여호수아 5:15에서도 같은 명령이 반복된다. 맨발은 땅과의 직접 접촉 — 거룩함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신체적 표현이었다.





내가 보았다

7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감독관들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통을 잘 안다.”

8 “내가 내려가겠다.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넓고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사는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 이스라엘 전통에서 가장 유명한 표현 중 하나다. 신화적 과장이 아니라 농경과 목축 모두에 적합한 비옥한 땅을 가리키는 관용구다. 실제로 가나안 지역은 레반트 해안의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고대부터 다양한 농산물이 가능한 땅이었다.

9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얼마나 짓밟는지 내가 보았다.”

10 “그러므로 이제 —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나는 누구입니까

11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다.

“제가 누구라고 파라오에게 갑니까? 제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냅니까?”

‘내가 누구냐’ — 이 질문은 자기 비하가 아니다. 40년 전 모세는 스스로 동족의 구원자가 되려 했다가 실패했다. 그 실패가 이 질문 뒤에 있다. 자신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의심이었다.

12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다.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 —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13 모세가 다시 물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14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I AM WHO I AM · 히브리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אֶהְיֶה אֲשֶׁר אֶהְיֶ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라. ’스스로 있는 자(I AM)’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 ‘나는 있다 무엇인 나는 있다’. 히브리어 동사 하야(hayah, 있다·되다·존재하다)의 1인칭 미완료형. 번역하기 가장 어려운 문장 중 하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을 자다”, “나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등 다양하게 옮긴다. 핵심은 이름을 정의 내리지 않는다는 것 — 어떤 범주에 가두기를 거부하는 이름이다.

15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주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 이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한 내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될 내 이름이다.”





임무 설명

16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들에게 말하라 — 주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삭·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하는 일을 살펴보았다.’”

17 “‘내가 이집트의 고통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겠다.’”

18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말하라 — ‘주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

19 “그러나 이집트 왕은 강한 손에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20 “내가 손을 뻗어 이집트를 칠 것이다. 내가 그 안에서 행할 모든 놀라운 일로. 그 뒤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21 “내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호의를 갖도록 하겠다.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22 “이스라엘 여자들은 각각 이웃 이집트 여자에게 은금 패물과 옷을 달라고 해라. 그걸 아들딸에게 입혀라. 그렇게 이집트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겠다’ — 이 약속은 창세기 15:14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수백 년 전 예고가 이집트 여자들의 패물 한 보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음 장 — 모세가 또 거절한다. 지팡이가 뱀이 된다.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다. 하나님이 아론을 대변인으로 보내신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로 향한다.




출애굽기 4장 — 지팡이와 뱀, 그리고 형


세 가지 표적

1 모세가 대답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네게 나타나셨다고? 말이 되냐’고 할 겁니다.”

2 주님이 물으셨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3 “땅에 던져라.”

던졌다. 지팡이가 뱀이 됐다.

모세가 피했다.

4 “손을 뻗어서 꼬리를 잡아라.”

잡았다.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

5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님이 네게 나타났다는 걸 그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지팡이(히브리어 맛테, מַטֶּה) — 목동의 일상적인 도구다. 그러나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 지팡이는 재앙을 일으키는 도구로 반복 등장한다. 이집트 왕실의 의례에서도 지팡이(헤카 홀)는 파라오의 권력 상징이었다 — 왕의 지팡이 맞은편에 모세의 지팡이가 서는 구도가 이 이야기의 저변에 깔려 있다.

6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꺼내니 — 손이 나병에 걸린 것처럼 눈처럼 희었다.

7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꺼냈다. 본래 살과 같이 됐다.

8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표적을 보여라.”

9 “그래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 땅에 부어라. 강에서 뜬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네 번째 거절

10 모세가 주님께 말했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 저는 입이 둔하고 혀도 무겁습니다.”

모세의 거절은 이 장에서만 네 번 나온다. 겸손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었다. 40년 전 실패한 사람이 다시 나서야 하는 것의 무게 — 본문은 그것을 숨기지 않는다.

11 주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의 입을 만든 게 누구냐?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눈 뜨게 하고, 눈 멀게 하는 게 누구냐? 나, 주님이 아니냐?”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하겠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13 그런데도 모세가 말했다.

“주님, 제발 —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14 주님이 화를 내셨다.

“레위 사람 아론이 네 형 아니냐? 그가 말을 잘한다는 걸 내가 안다. 그가 이미 너를 만나러 오는 길이다. 그를 보면 네 마음이 기쁠 것이다.”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말을 그의 입에 담아라. 내가 너희 둘의 입과 함께하며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주겠다.”

16 “그가 너 대신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는 네 입이 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17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것으로 표적들을 보여라.”





이드로와의 작별

18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이집트에 있는 내 동족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봐야겠습니다.”

이드로가 말했다. “평안히 가거라.”

19 미디안에서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라. 이집트로. 네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20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강경한 경고

2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집트로 돌아갈 때, 내가 네 손에 준 모든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는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신학적 문제 중 하나다. 히브리어로는 세 가지 다른 동사가 쓰인다. 하자크(chazaq, 강하게 하다), 카베드(kaved, 무겁게 하다), 카샤(qasha, 굳히다). 초반에는 파라오 스스로 마음을 굳혔다고 나오고, 후반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굳히셨다고 나온다.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 본문은 대답보다 질문을 더 많이 남긴다.

22 “그러면 파라오에게 말하라 —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다.’”

23 “‘내 아들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런데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할례 사건

24 이집트로 가는 길, 어느 숙박지에서 주님이 모세를 만나셨다. 죽이려 하셨다.

25 시브라(Zipporah · ㉸ 치포라)가 부싯돌을 집었다. 아들의 포피를 끊었다. 모세의 발에 갖다 댔다.

“당신은 나에게 피로 얻은 신랑입니다.”

26 주님이 그를 놓아주셨다. 시브라가 ’피로 얻은 신랑’이라 말한 것은 그 할례 때문이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불투명한 단락 중 하나다. ’죽이려 하셨다’의 주어가 하나님인지, 누구를 죽이려 하셨는지(모세인지 아들인지), 시브라의 행동이 왜 위기를 해소했는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집트로 가는 이스라엘 해방자가 정작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기의 핵심으로 보이지만, 본문은 침묵한다. 시브라 — 이방 여인이 위기의 순간에 행동으로 나선다.





형의 만남

27 주님이 아론(Aaron)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나가서 모세를 만나라.”

아론이 나갔다.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28 모세가 아론에게 다 말했다 — 주님이 자기를 보내신 일, 명하신 모든 표적들.

29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집트로 갔다.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두 모았다.

30 아론이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전했다. 백성 앞에서 표적들을 보여주었다.

31 백성이 믿었다.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셨다는 것,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는 것을 듣고 — 그들이 엎드려 절했다.



다음 장 —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서서 처음으로 요청한다.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자고 하십니다.” 파라오의 대답은 거절이었고, 이스라엘의 노역은 오히려 더 가혹해진다.




출애굽기 5장 — 짚도 없이 벽돌을 만들어라


파라오와의 첫 대결

1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내 앞에 명절을 지키게 하라.’”

2 파라오가 말했다.

“주님이 누구냐? 내가 왜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주님을 모른다.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파라오의 “모른다” — 이 단어는 출 1:8의 “요셉을 모르는 왕”과 같은 동사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긴장이다. 재앙들의 목적 중 하나가 명시적으로 선언된다 — “이집트가 내가 주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7:5). 파라오의 “나는 모른다”가 이 이야기를 움직이는 첫 번째 도화선이다.

3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4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모세야, 아론아. 왜 백성이 일을 그만두게 하느냐? 각자 자기 노역으로 돌아가라.”

5 “보라. 이 땅의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가 그들로 일을 쉬게 하고 있다.”





짚 없이 벽돌을

6 그날 파라오가 백성의 노동 감독관들과 십장들에게 명령했다.

7 “더 이상 벽돌 만들 짚을 백성에게 주지 마라. 저들이 직접 가서 짚을 구하게 해라.”

8 “그러나 벽돌 할당량은 그대로 유지해라. 한 장도 줄이지 마라. 저들이 게으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

벽돌 제조 — 고대 이집트의 벽돌은 나일강 진흙에 짚을 섞어 만들었다. 짚이 없으면 벽돌이 쉽게 부서진다. 짚은 결합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룩소르 서안 레크미레(Rekhmire) 무덤 벽화(BC 15세기)에는 벽돌 제조 공정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이 진흙을 밟고, 거푸집에 붓고, 짚을 섞는 장면. 이 명령은 그 공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린 것이었다.

9 “저들에게 일을 더 무겁게 시켜라. 일에 묶어두어라. 거짓말에 신경 쓸 여유가 없게.”

10 감독관들과 십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했다.

“파라오가 말씀하셨다.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11 “너희가 직접 가서 짚을 찾아라. 찾을 수 있는 데서 구해라. 하지만 일은 조금도 줄지 않는다.”

12 백성이 이집트 온 땅으로 흩어져 지푸라기를 모았다.

13 감독관들이 다그쳤다.

“매일 할당량을 채워라. 짚이 있던 때와 똑같이.”

14 파라오의 감독관들이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십장들을 때렸다.

“왜 어제도 오늘도 할당량만큼 벽돌을 못 만들었느냐?”





이스라엘 십장들의 호소

15 이스라엘 십장들이 파라오에게 찾아가 호소했다.

“왜 이러십니까? 왕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16 “종들에게 짚도 안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종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잘못은 왕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17 파라오가 답했다.

“게으른 것들. 게을러서 ’제사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거다.”

18 “가서 일해라. 짚은 안 준다. 벽돌 할당량은 그대로 내라.”

19 이스라엘 십장들은 자기들이 처한 형편을 깨달았다 — ‘할당량은 줄지 않는다.’





모세를 향한 분노

20 파라오에게서 나오다가 —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21 십장들이 말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 손에 칼을 쥐어준 격입니다. 우리를 죽이려는 그 손에.”

이 장면이 출애굽기의 가장 낮은 지점이다. 구원자로 왔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다. 지도자가 동족에게 비난을 받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일이 틀어졌다. 이 충돌은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가져가게 된다 —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더 강한 약속이 나온다.





모세의 탄식

22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말했다.

“주님, 왜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23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탄식은 솔직하다 — 성경은 그 솔직함을 그대로 적는다. 의심, 항의, 분노. 이것이 성경의 기도 언어다. 시편이 하는 것, 욥이 하는 것. 하나님은 그 항의를 받아치지 않으신다. 다음 장은 답변이다.



다음 장 —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님이다.”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겠다고. 레위·아론의 족보가 소개된다.




출애굽기 6장 — 나는 주님이다


다시 약속하심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눌려서 그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에 눌려서 그가 자기 땅에서 그들을 내쫓을 것이다.”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3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엘 샤다이, אֵל שַׁדַּ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 이름 ’주님(יהוה)’으로는 내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야훼(יהוה, YHWH) — 네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이 이름은 유대 전통에서 소리 내어 읽지 않는다. 성경을 낭독할 때는 ‘아도나이(Adonai, 나의 주)’로 대신 읽는다. 한국 개신교 성경은 ’여호와’, 천주교는 ’야훼’라 음역한다. 이 이름이 조상들에게 새롭게 계시되는 것이 6장의 핵심이다 — 엘 샤다이(전능한 하나님)로 알려졌던 분이 이제 구원자로서 당신의 본명을 드러내신다.

4 “내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5 “이제 이집트인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들었다. 내 언약을 기억했다.”





일곱 약속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강제노동에서 건져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종살이에서 구해낼 것이다.

7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 나, 주님 너희 하나님이 이집트의 강제노동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것을.

8 나는 너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주님이다.”

여섯 동사가 연속으로 나온다 — 건져내다, 구해내다, 삼다, 되다, 데려가다, 주다. 이 여섯 약속은 유대 유월절 하가다(Haggadah)에서 지금도 낭독된다. 유월절 포도주 네 잔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하나를 남겨서 엘리야의 잔으로 삼는 전통도 있다.)





백성이 듣지 않는다

9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전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고된 노역에 지쳐서 — 숨이 막혀서 —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히브리어 미코체르 루아흐, מִקֹּצֶר רוּחַ)” — 직역하면 ‘숨이 짧아서’. 극도의 피로와 절망으로 더 이상 희망을 담을 여유가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다. 본문은 그 상태를 판단하지 않고 기록한다.





모세의 두 번째 거절

10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1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라고 말하라.”

12 모세가 주님 앞에서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13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과 파라오에 관한 명령을 내리셨다 —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레위의 족보

14 이스라엘 자손의 집안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 —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이들이 르우벤의 집안들이다.

15 시므온의 아들들 —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 이들이 시므온의 집안들이다.

16 레위(Levi)의 아들들의 이름, 세대 순서대로 — 게르손, 고핫, 므라리.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다.

17 게르손의 아들들 — 집안별로 — 립니, 시므이.

18 고핫의 아들들 —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다.

19 므라리의 아들들 — 마흘리, 무시. 이들이 세대별 레위의 집안들이다.

20 아므람(Amram)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Jochebed)을 아내로 맞았다. 그녀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요게벳(יוֹכֶבֶד) —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야훼)을 이름 안에 담은 첫 번째 인물이다. ’야훼는 영광이시다’는 뜻. 그녀는 2장에서 이름 없이 등장했다가 여기서 비로소 이름을 얻는다.

21 이스할의 아들들 — 고라, 네벡, 시그리.

22 웃시엘의 아들들 —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

23 아론(Aaron)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아론의 아내는 엘리세바(Elisheba), 암미나답의 딸이자 나손의 누이였다.

24 고라의 아들들 — 앗실, 엘가나, 아비아삽. 이들이 고라의 집안들이다.

25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이 부디엘의 딸 중 한 명을 아내로 삼았다. 그녀가 비느하스(Phinehas)를 낳았다.

이들이 레위 집안들의 우두머리들이다. 집안별로.

26 이 아론과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고.

27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게 이들, 이 모세와 아론이다.





두 번째 파견

28 주님이 이집트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

29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내가 네게 말하는 모든 것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전하라.”

30 모세가 주님 앞에서 말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제 말을 듣겠습니까?”

같은 거절이 반복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7장에서 답이 나온다 —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고, 두 사람이 함께 파라오 앞에 선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된다.



다음 장 — 아론의 지팡이가 큰 뱀이 된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흉내를 낸다. 그러나 아론의 뱀이 그들의 뱀을 삼킨다. 그리고 첫 번째 재앙 —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출애굽기 7장 — 나일강이 피로 물들다


모세와 아론의 역할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봐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처럼 세웠다. 네 형 아론은 네 예언자다.”

2 “내가 명하는 것을 다 말하라. 네 형 아론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3 “그러나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표적과 기적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4 “파라오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뻗겠다. 큰 심판으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5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 내가 주님인 줄을. 내가 이집트를 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사이에서 이끌어낼 때.”

6 모세와 아론이 그대로 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7 모세는 파라오에게 말할 때 80세, 아론은 83세였다.

80세와 83세 — 지도자로서 사명을 받는 나이가 중년이나 젊은 시절이 아니라는 것이 흥미롭다. 모세는 40년 이집트 왕궁, 40년 광야를 지나서야 ’자격이 됐다’는 게 아니라 —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그때였다. 본문은 나이에 대한 아무 논평도 하지 않는다.





지팡이가 큰 뱀이 된다

8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9 “파라오가 ’기적을 보여라’고 하면, 아론에게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지라고 해라. 뱀이 될 것이다.”

10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 던졌다. 큰 뱀이 됐다.

11 파라오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이집트 점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같은 것을 했다.

12 각자 지팡이를 던졌다. 뱀들이 됐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13 파라오의 마음이 강해졌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집트 왕실 마술사들 —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8은 그들의 이름을 ’얀네와 얌브레’로 기록한다. 이 이름들은 1세기 유대 전통에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이집트 왕실 마술사들이 실제로 어떤 뱀 조련술을 썼는지는 알 수 없다. 한 가지 추정은 이집트 코브라를 특정 방식으로 누르면 일시적으로 경직되어 지팡이처럼 보이다가 바닥에 던지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이다 — 그러나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14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

15 “내일 아침 그가 강으로 나올 것이다. 너는 나일강 가에 서서 기다려라. 뱀이 됐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16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지금까지 당신이 듣지 않았습니다.’”

17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이것으로 내가 주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손에 든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겠다. 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18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은 악취를 풍길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이집트 물들 위에 뻗어라 — 강, 운하, 저수지, 모든 물 저장소 위에. 피가 될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나무 그릇이든 돌 그릇이든.”

20 모세와 아론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물을 쳤다.

강물이 피로 변했다.

21 강의 물고기가 죽었다. 강에서 악취가 났다. 이집트인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했다. 이집트 온 땅에 피가 있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선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신(하피, Hapi)으로 숭배했다. 나일강 범람이 멈추면 이집트는 죽는다. 그 신성한 강이 피로 물드는 것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이집트 신학의 정면 도전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나일강 상류의 조류(藻類) 폭발로 강이 붉게 변하는 현상이 자연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본문의 관심은 메커니즘이 아니라 시점과 주체 —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다.

22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같은 것을 했다.

파라오의 마음이 강해졌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23 파라오가 돌아서 궁으로 들어갔다. 이 일에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24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가에서 마실 물을 얻으려고 주변 땅을 팠다. 강물은 마실 수 없었으므로.

25 나일강이 피로 바뀐 뒤 7일이 지났다.



다음 장 — 두 번째 재앙: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이집트 온 땅을 뒤덮는다.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된다. 네 번째: 파리 떼가 들끓는다. 그러나 고센 땅은 예외였다.




출애굽기 8장 — 개구리, 이, 파리


두 번째 재앙: 개구리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라 —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2 “‘네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 내가 개구리로 네 온 땅을 치겠다.’”

3 “‘나일강이 개구리를 우글거리게 낼 것이다. 그것이 올라와 네 궁에 들어가고, 네 침실에, 네 침대에, 신하들의 집에, 백성에게, 화덕에, 반죽 그릇에 가득 찰 것이다.’”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신하들 위로 올라올 것이다.’”

5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강, 운하, 연못 위로 뻗어라.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으로 올라오게 해라.”

6 아론이 이집트 물들 위로 손을 뻗었다. 개구리가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7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똑같이 했다. 이집트 땅에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다.





파라오가 처음으로 부탁한다

8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주님께 기도하라.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치워달라고.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그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9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언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왕과 왕의 신하들과 백성을 위해, 왕의 궁과 집에서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나일강에만 남게.”

10 “내일.”

모세가 말했다.

“왕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11 “개구리가 왕과 왕의 궁과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나일강에만 남을 것입니다.”

12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나왔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린 개구리 재앙에 대해 주님께 부르짖었다.

13 주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개구리가 집에서, 뜰에서, 들에서 죽었다.

14 사람들이 개구리를 모아 무더기로 쌓았다. 땅에 악취가 가득했다.

15 그러나 파라오는 숨통이 트이는 것을 보자 — 마음이 다시 강해졌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파라오의 패턴 — 재앙이 닥치면 협상을 청하고, 재앙이 물러나면 다시 마음을 굳힌다. 이 패턴이 10개 재앙 전체를 관통한다.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본문은 담담하게 기록한다.





세 번째 재앙: 이

1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말하라. 지팡이를 들고 땅의 티끌을 쳐라. 이집트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17 그들이 그대로 했다. 아론이 지팡이로 손을 뻗어 땅의 티끌을 쳤다.

이집트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됐다 — 사람과 짐승 위에.

18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이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가득했다.

19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강해졌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손가락” — 마술사들 자신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다. 세 번째 재앙에서 마술사들은 흉내를 포기한다. 더 이상 재현하지 못한다. 이집트 마술의 한계선이 세 번째 재앙에서 드러난다. 그들이 인정한 것 — 이건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20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라. 파라오가 강으로 나올 것이다. 그 앞에 서서 말하라 —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21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 내가 파리 떼를 보내겠다. 너와 네 신하들과 백성에게, 이집트 집들에 파리 떼가 가득 찰 것이다. 땅도 파리로 뒤덮일 것이다.’”

22 “‘그러나 그날 나는 고센 땅을 따로 떼어놓겠다 — 내 백성이 사는 곳. 거기에는 파리 떼가 없을 것이다. 그래야 네가 알게 된다 — 이 땅의 한가운데에 내가 주님인 것을.’”

고센(Goshen) 땅의 분리 —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이 사는 땅은 예외가 된다. 이 구분이 중요하다 —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선택적 심판임을 보여준다. 고센은 나일 삼각주 동부 와디 투밀라트 지역으로 비정된다.

23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분을 두겠다. 내일 이 표적이 있을 것이다.’”

24 주님이 그대로 하셨다. 파리 떼가 파라오의 궁에, 신하들의 집에 가득 들어왔다. 이집트 온 땅이 파리 떼로 황폐해졌다.





파라오의 두 번째 협상

25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가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 땅 안에서.”

26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이집트인들이 싫어하니까요. 우리가 그들 눈앞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27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28 파라오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라. 단,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29 모세가 말했다.

“제가 왕에게서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파리 떼가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날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백성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사 드리러 보내지 않는 식으로.”

30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나가 주님께 기도했다.

31 주님이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파리 떼가 파라오와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떠났다.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32 그러나 파라오는 이번에도 마음을 굳혔다.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다음 장 — 다섯 번째 재앙: 이집트의 가축에 전염병이 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 여섯 번째: 재가 종기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붙는다. 일곱 번째: 우박이 이집트 역사상 가장 무거운 우박이 내린다.




출애굽기 9장 — 가축, 종기, 우박


다섯 번째 재앙: 가축 전염병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라 —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2 “‘네가 거절하고 계속 붙잡아 두면 —’”

3 “‘주님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에 내릴 것이다. 말, 나귀, 낙타, 소, 양에 — 매우 심한 전염병이.’”

4 “‘주님이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5 “주님이 때를 정하셨다. 내일 주님이 이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실 것이다.”

6 다음 날 주님이 그대로 하셨다.

이집트의 가축이 다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7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은 강해졌다.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가축 전염병 — 이집트의 가축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황소 아피스(Apis)는 신으로 숭배됐다. 암소는 하토르(Hathor) 여신의 상징이었다. 숫양은 크눔(Khnum) 신의 형상이었다. 이 재앙은 이집트의 가축 신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여섯 번째 재앙: 종기

8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화덕 재를 두 손 가득 집어라. 모세가 파라오가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뿌려라.”

9 “재가 이집트 온 땅에 먼지처럼 퍼질 것이다.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나는 부스럼이 될 것이다.”

10 그들이 화덕 재를 집어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뿌렸다. 종기가 나는 부스럼이 사람과 짐승에게 생겼다.

11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가 없었다. 종기가 마술사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났기 때문이었다.

12 주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술사들의 퇴장 — 세 번째 재앙에서 흉내 내기를 포기하더니, 여섯 번째 재앙에서는 아예 자리에 나타나지 못한다. 그들 자신이 종기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집트 마술 체계 전체가 단계적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이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

13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파라오 앞에 서라. 그에게 말하라 —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14 “‘이번에는 내가 모든 재앙을 네 마음에, 네 신하들에게, 네 백성에게 보내겠다. 그래야 네가 알게 된다 —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15 “‘내가 손을 뻗어 전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 너는 이 땅에서 지워졌을 것이다.’”

16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다 — 내 능력을 네게 보이기 위해,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기 위해.’”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다” — 신학적으로 가장 무거운 문장 중 하나다. 바울이 로마서 9:17에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파라오의 완고함이 심판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는 역설 — 본문은 이것을 해소하지 않는다. 긴장 그대로 놔둔다.

17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막아 보내지 않느냐.’”

18 “‘내일 이 시간, 내가 이집트가 생긴 이래 가장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19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에 있는 것을 모두 집 안으로 피해라. 들에 있는 모든 것 — 사람과 짐승 — 은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20 파라오의 신하들 중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피했다.

21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은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냥 뒀다.





우박이 내린다

22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라. 이집트 온 땅에,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에 우박이 내리게 해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뻗었다.

주님이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다. 불이 땅으로 내려왔다. 주님이 이집트 땅에 우박을 내리셨다.

24 우박이 쏟아졌다. 우박 사이에 불이 섞여 있었다.

이집트가 나라로 생긴 이후 가장 무거운 우박이었다.

25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것을 쳤다 — 들에 있는 사람도 짐승도 풀도.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26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파라오의 세 번째 협상

27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다. 주님은 옳고 나와 내 백성은 잘못했다.”

28 “주님께 기도하라. 이 무서운 천둥과 우박이 그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더 이상 머물지 않겠다.”

29 모세가 말했다.

“성에서 나가는 대로 주님께 손을 펼치겠습니다. 천둥이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온 땅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30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 — 아직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압니다.”

31 아마와 보리는 이미 망가졌다 —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아마는 꽃이 피었기 때문이었다.

32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피해가 없었다 — 늦게 나는 것들이었으므로.

33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나가 성 밖으로 갔다. 주님께 손을 펼쳤다. 천둥과 우박이 그쳤다.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다.

34 파라오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그친 것을 보자 — 또다시 죄를 지었다. 마음을 굳혔다. 그와 신하들이.

35 파라오의 마음이 강해졌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지었다(חָטָא, 하타)’ — 파라오는 한 번도 이 단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다. 27절에서 그가 직접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은 출애굽기에서 처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임시방편이었다. 우박이 멈추자 바로 마음이 다시 굳어진다. 고백과 변화 사이의 간극 — 본문은 그것을 날카롭게 잡아낸다.



다음 장 —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뒤덮는다. 남은 것을 다 먹어치운다. 아홉 번째 재앙: 3일 동안 이집트에 짙은 어둠이 내린다.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출애굽기 10장 — 메뚜기와 어둠


왜 재앙이 계속되는가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 이 표적들을 그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다.”

2 “그리고 네가 이집트에서 내가 한 일, 그들에게 행한 표적들을 네 자녀와 손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안다 — 내가 주님인 줄.”

‘자녀에게 전하라’ — 재앙들의 목적 중 하나가 여기서 명시된다. 기억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교육 원리가 이 구절에 담겨 있다 — 하나님의 행위를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로 전하라. 유월절 하가다(Haggadah)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 자녀가 왜 이 밤이 다른 밤과 다르냐고 물으면, 어른이 이집트 탈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의식.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3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갔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 언제까지 내 앞에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4 “네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5 “그것이 땅을 뒤덮을 것이다. 땅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박에서 남은 것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들에 남은 나무를 다 먹어치울 것이다.”

6 “네 궁, 네 신하들의 집, 이집트인들의 집을 다 채울 것이다 — 네 아버지도 조상도 이 땅에 살았던 이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으로.”

모세가 돌아서서 파라오에게서 나갔다.

7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이 자가 우리를 덫에 걸려들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하나님 주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이집트가 망하는 게 아직 안 보이십니까?”





협상

8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다시 불려왔다.

“가서 너희 하나님 주님을 섬겨라. 누가 가느냐?”

9 모세가 말했다.

“우리 젊은이와 노인이 다 갑니다. 아들딸도, 양 떼와 소 떼도 — 주님의 명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10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어린아이들을 보내겠다고? 봐라 — 악한 계획이 너희 앞에 있다.”

11 “안 된다. 어른 남자들만 가서 주님을 섬겨라. 그게 처음부터 너희가 구하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들을 파라오 앞에서 쫓아냈다.

12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땅 위에 손을 뻗어라. 메뚜기가 이집트 땅에 올라와 우박에서 남은 것을 다 먹게 해라.”

13 모세가 이집트 땅 위에 지팡이를 뻗었다.

주님이 그날 하루 종일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됐다. 동풍이 메뚜기 떼를 몰아왔다.

14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올라왔다. 이집트 온 경계 안에 쉬었다. 엄청나게 많았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었다.

15 그것이 온 땅을 뒤덮었다. 땅이 캄캄해졌다. 이집트 온 땅의 풀과 나무의 열매 — 우박에 남은 것을 다 먹어치웠다. 이집트 온 땅에 나뭇잎이든 들의 풀이든 —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메뚜기 재앙 — 오늘날에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사막 메뚜기, Schistocerca gregaria)는 수십억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하며 하루에 수백 km를 이동할 수 있다. 2020년 동아프리카 메뚜기 재앙에서 한 떼가 60km×40km 크기로 관측됐다. 고대 이집트 텍스트에도 메뚜기 재앙의 기록이 있다. 본문의 묘사 — ‘이집트가 캄캄해졌다’ — 는 그 규모를 과장 없이 담은 표현이다.





네 번째 협상

16 파라오가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내가 너희 하나님 주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17 “이번 한 번만 내 죄를 용서해 달라. 너희 하나님 주님께 기도해서 이 죽음만은 내게서 거둬달라고.”

18 모세가 파라오에게서 나가 주님께 기도했다.

19 주님이 아주 강한 서풍이 불게 하셨다. 메뚜기 떼를 홍해 쪽으로 쓸어냈다. 이집트 온 경계 안에 메뚜기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20 그러나 주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아홉 번째 재앙: 어둠

2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라. 이집트 땅에 어둠이 내리게 해라 — 잡을 수 있는 어둠이.”

22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짙은 어둠이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내렸다.

23 3일 동안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다. 아무도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잡을 수 있는 어둠(히브리어 호셰크 아펠라, חֹשֶׁךְ אֲפֵלָה)” —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짙은 어둠. 이집트에서 태양신 라(Ra)와 아문-라(Amun-Ra)는 최고신이었다. 파라오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로 숭배됐다. 3일간 해가 사라지는 것은 이집트 신학의 붕괴였다. 이 어둠이 창세기 1:2의 태초 어둠을 반향한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 이집트 땅에 창조 이전의 혼돈이 돌아온 것처럼.





마지막 협상

24 파라오가 모세를 불렀다.

“가서 주님을 섬겨라. 너희 어린아이들도 함께 가도 된다. 다만 양 떼와 소 떼는 두고 가라.”

25 모세가 말했다.

“왕이 우리에게 제물과 번제물을 직접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들을 위해.”

26 “우리 가축도 함께 가야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 주님을 섬길 것을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27 주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 그들을 보내려 하지 않았다.

28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했다.

“내 앞에서 나가라. 조심해라.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 죽을 것이다.”

29 모세가 말했다.

“왕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 대화가 파라오와 모세의 마지막 협상이다. 아홉 번의 재앙 끝에 — 파라오는 모세를 추방한다. 모세는 동의한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신다 — 모든 장자가 죽는 밤. 파라오는 그 밤에 스스로 모세를 찾아와 애원할 것이다.



다음 장 — 마지막 재앙 전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선포한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명령. 그리고 한밤중에 —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는다. 파라오의 맏아들까지.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를 불러 말한다 — “떠나라.”




출애굽기 11장 — 마지막 재앙이 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 여호와가 모세(Moses)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파라오와 이집트에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보낼 뿐 아니라 — 완전히 쫓아낼 것이다.”

2 “지금 당장 백성에게 말해라. 남자는 이웃 남자에게, 여자는 이웃 여자에게 — 금붙이와 은붙이를 달라고 해라.”

3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온 백성에게 매우 큰 인물로 여겨졌다.

금붙이·은붙이를 달라고 한다 — 이건 예물 요청이기도 하고 출애굽 후의 형편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400년 노역의 삯 없이 빈손으로 떠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 창세기 15장 14절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약속과 연결된다.





파라오에게 선포하다

4 모세가 파라오(Pharaoh · 개역 성경 표기 ‘바로’)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를 지나갈 것이다.’”

5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부터 — 맷돌 앞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첫 새끼도.’”

6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껏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터져나올 것이다.’”

7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 사람이든 짐승이든 — 개 한 마리도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으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는 것을.’”

“개조차 짖지 않는다” — 이스라엘 진영의 완전한 평화를 표현하는 히브리 숙어다. 가축조차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죽음의 공포가 이스라엘 쪽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8 “파라오,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허리를 굽히며 말할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을 따르는 백성도 — 모두 나가시오.’ 그 다음에야 나는 떠날 것입니다.”

모세는 타오르는 분노를 안고 파라오 앞을 떠났다.

모세가 감정을 드러낸 드문 장면이다. 본문은 “타오르는 분노”라고 기록한다. 협박과 회유와 재앙이 거듭되는 동안 쌓여 온 좌절 —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선고 앞에서의 무거움이 뒤섞인 분노였을 것이다.





열 번째 재앙이 준비되다

9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행할 수 있으니.”

10 모세와 아론(Aaron)은 이 모든 표적을 파라오 앞에서 행했다.

그러나 여호와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다.

열 재앙 전체를 통해 파라오의 완고함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 1~5재앙에서는 파라오 스스로 마음을 굳히고, 6재앙부터는 여호와가 그 마음을 굳히신다는 표현이 번갈아 나온다. 자유의지와 신의 주권이 교차하는 이 구도는 신학자들이 수천 년간 씨름해 온 질문이다. 히브리 원문은 두 표현 모두 “하자크(חָזַק, 강하게 되다)”를 공유한다.

장자 죽음이라는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사내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했던 것(출 1:22)의 반향으로 읽힌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죽였다. 이제 이집트의 아들들이 죽는다. 본문은 이 대칭을 명시하지 않지만, 독자는 느끼게 된다.



다음 장 — 모세는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선포한다. 양 한 마리를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다. 그리고 한밤중에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를 지나가고, 이스라엘의 문 앞에서는 발걸음을 멈춘다. 그 밤이 온다.




출애굽기 12장 — 유월절 그 밤


첫 달을 기억하라

1 여호와가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한 해의 첫 달이다.”

3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라. 이달 열흘에 각 집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4 “가족이 적어 양 한 마리를 다 먹기 어려우면,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먹어라. 사람 수와 먹을 양을 헤아려 준비해라.”

5 “양은 흠 없는 수컷, 일 년 된 것이어야 한다. 양 떼에서 취해도 되고 염소 떼에서 취해도 된다.”

6 “이달 열넷 날까지 잘 보관해라. 그리고 저녁 무렵,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각자 그 양을 잡아라.”

7 “피를 가져다가 그 양을 먹을 집의 문 양쪽 기둥과 위쪽 문설주에 발라라.”

유월절 어원 — 히브리어 “페사흐(פֶּסַח)”는 ’건너뛰다, 넘어가다’는 뜻이다.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을 그냥 지나쳤다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영어 ’Passover’도 같은 뜻이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는 이 집이 하나님 백성의 집임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 이집트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한 집.





쓴 나물과 무교병

8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라. 발효되지 않은 빵(무교병)과 쓴 나물을 곁들여서.”

9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불에 구워 먹어라.”

10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라.”

11 “먹는 방식도 이렇게 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쥔 채로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쓴 나물 — 히브리어 “마로르(מָרוֹר)”. 이집트의 쓴 노예살이를 기억하는 음식이다. 무교병(발효 없는 빵)은 급히 떠나야 했기 때문에 반죽이 부풀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음식이다. 유대교 유월절 식사(세데르)에서는 지금도 이 두 가지를 먹는다. 먹는 행위 자체가 기억이 되었다.





이집트를 지나가다

12 “그날 밤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겠다. 이집트 땅의 처음 난 것을 — 사람도, 짐승도 — 다 치겠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13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 — 이집트는 당시 다신교 사회였다. 나일강은 하피 신이, 소는 아피스 신이, 태양은 라 신이 맡는다고 믿었다. 열 재앙은 이 신들의 영역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구조로 읽힌다 —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가축이 죽고, 태양이 가려진다. 마지막 재앙은 왕위 계승 그 자체를 치는 것이었다.





대대로 지켜라

14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절기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15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첫날에 집 안에서 누룩을 없애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발효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16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聖會)다.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다만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은 예외다.”

17 “무교절을 지켜라. 바로 이날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대대로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18 “첫째 달 열넷 날 저녁부터 스물한 날 저녁까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19 “7일 동안 집 안에 누룩이 있어선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발효된 것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20 “발효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어디서 살든,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별개의 절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유월절은 유목민의 봄 절기(양 떼 첫 새끼를 드림)에서, 무교절은 농경민의 보리 수확 첫 빵 절기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다. 출애굽 사건을 기점으로 두 절기가 하나로 합쳐졌다. 오늘날 유대교의 유월절(페사흐)은 이 두 전통이 합쳐진 8일짜리 절기다.





모세가 백성에게 전하다

21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 말했다.

“가서 가족 수대로 양을 데려다 유월절 양을 잡으라.”

22 “우슬초 다발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긴 피에 찍어 문 위와 양쪽 기둥에 발라라.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23 “여호와가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때 문 위와 기둥에 바른 피를 보실 것이다. 여호와가 그 문을 넘어가실 것이다. 멸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24 “이 규례를 너희와 너희 자녀가 영원히 지켜라.”

25 “여호와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예식을 지켜라.”

26 “앞으로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으면,”

27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을 치실 때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며 우리 집들을 살리셨다’라고 해라.”

백성은 머리를 숙여 절했다.

28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대로 했다.





한밤중에

29 한밤중에 여호와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가축의 첫 새끼까지.

30 파라오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이집트인이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울부짖음이 터졌다.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왕에서 죄수까지 — 신분을 가리지 않았다. 이집트의 왕 계승 자체가 끊길 위기였다. 장자는 단순히 맏아들이 아니라, 권위·계승·가문의 미래를 상징한다. 이집트의 미래 전체가 흔들리는 밤이었다.





파라오가 부르다

31 파라오가 그날 밤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일어나거라.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거라.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도.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32 “너희 양 떼도, 소 떼도 데려가거라. 떠나거라. 나도 축복을 빌어주겠다.”

33 이집트 사람들이 백성을 재촉했다.

“빨리 나가라. 우리가 다 죽겠다.”

34 백성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그릇에 담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갔다.

35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말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붙이·은붙이와 옷가지를 달라고 했다.

36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갖도록 하셨다. 이집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주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가져갔다.

“이집트의 것을 가져갔다” — 히브리어 표현은 군사적 약탈에 쓰이는 단어다. 본문은 이것을 부끄러운 행위로 묘사하지 않는다. 400년 노역의 정당한 보상이라는 관점이 깔려 있다.





출발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Raamses · ㉸ 라메세스)을 떠나 숙곳(Succoth · ㉸ 수콧)으로 갔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걷는 남자만 60만 명이었다.

38 많은 잡족도 함께 올라갔다. 양 떼와 소 떼와 수많은 가축도 함께했다.

39 이집트에서 가져온 반죽으로 발효되지 않은 빵을 구웠다. 반죽이 부풀 시간이 없었다. 이집트에서 쫓겨났고,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식량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60만 명 —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숫자를 문자 그대로 보는 견해와, ‘엘레프(אֶלֶף)’가 ’천’이 아니라 ’집단’ 또는 ’분대’를 뜻한다는 견해가 나뉜다. 분대로 계산하면 훨씬 작은 숫자가 된다. 고고학적으로 시나이 반도에서 수십만 명의 이동 흔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학계에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

잡족(mixed multitude) — 이스라엘인만 떠난 것이 아니었다. 이집트에 살던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따라나섰다. 출애굽은 처음부터 순혈주의 운동이 아니었다.





이집트에서의 세월

40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41 430년이 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430년 —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라 했다. 400년과 430년의 차이에 대해 야곱 가족의 이집트 입주부터 계산하느냐,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주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설명이 있다. 칠십인역(그리스어 구약)은 “이집트와 가나안에서 보낸 430년”이라고 표현을 달리한다.

42 이 밤은 여호와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신 밤이다.

여호와의 밤.

이 밤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대대로 여호와를 위해 지키는 밤이 되었다.





유월절 규례 보충

43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규례다. 이방인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44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

45 “임시 거주자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다.”

46 “한 집 안에서 먹어라. 고기 한 조각도 집 밖으로 가져가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47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48 “너희와 함께 사는 이방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면, 그 집의 남자들을 모두 할례를 받게 해라. 그러면 그가 본토인처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받지 않은 자는 먹을 수 없다.”

49 “본토인과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인에게 같은 율법이 적용된다.”

50 이스라엘 자손 모두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명한 대로 했다.

51 바로 그날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다음 장 — 아침이 밝는다. 이스라엘은 이미 길을 걷고 있다. 모세는 백성에게 장자 봉헌 규례와 무교절 의미를 전한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출애굽기 13장 — 구름 기둥이 앞서 가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모두 나에게 구별해 드려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이날을 기억해라. 오늘 너희가 이집트 — 노예살이하던 집 — 에서 나왔다.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셨다. 발효된 빵은 먹지 마라.”

4 “아빕(Abib) 월, 오늘 너희가 나왔다.”

아빕 월 — 히브리 달력의 첫째 달(봄, 대략 3~4월). 나중에 바빌론 포로기를 거치며 ’니산(Nisan) 월’로 이름이 바뀐다. 유대교 유월절은 지금도 니산 14~15일이다.

5 “여호와가 너희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그때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6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7 “7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라. 네 영토 어디서도 발효된 것이 보여서도, 네 손에 있어서도 안 된다.”

8 “그날 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가 내게 해주신 일 때문이다.’”

9 “이것이 너의 손 위에 있는 표시, 네 눈 사이의 기념표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너를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10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해진 때에 지켜라.”

“손 위에 있는 표시, 눈 사이의 기념표” — 이 구절에서 유대교의 ’테필린(Tefillin, 성구함)’이 유래한다. 유대교 남성들은 기도할 때 가죽 상자 두 개를 왼손 팔뚝과 이마에 묶는다. 그 안에 이 구절을 포함한 토라 구절이 들어 있다. 문자 그대로 이마와 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처음 난 것 규례

11 “여호와가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때,”

12 “모든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짐승의 첫 새끼도 여호와의 것이다.”

13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 구속해라. 구속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라. 자녀 가운데 처음 난 아들은 모두 구속해라.”

14 “앞으로 네 자녀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 노예살이하던 집 — 에서 이끌어 내셨다.’”

15 “‘파라오가 우리를 내보내길 고집스럽게 거부했을 때, 여호와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사람의 처음 난 것도, 짐승의 처음 난 것도. 그래서 첫 새끼 수컷은 여호와께 드리고, 처음 난 아들은 구속하는 것이다.’”

16 “‘이것이 네 손의 표시, 네 눈 사이의 기념표가 된다.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장자 봉헌 규례 —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원리는 성경 전체에 반복된다. 첫 수확, 첫 열매, 처음 난 아들 —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다. 처음 난 아들은 대신 어린 양을 드려 ’구속(救贖)’할 수 있었다. 훗날 예수의 탄생 후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비둘기를 드린 것(눅 2:22-24)이 바로 이 규례를 따른 것이다.





길을 선택하다

17 파라오가 백성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땅 길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로 이끌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전쟁에 부딪히면 이 백성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18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Red Sea — 히브리어 ‘얌 수프(ים סוּף)’, ‘갈대 바다’) 쪽 광야 길로 돌려서 이끄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장하여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얌 수프(갈대 바다) — 히브리어 원문은 “홍해(Red Sea)”가 아니라 “갈대 바다”다. 70인역 그리스어 번역에서 “홍해”로 번역된 후 그 이름이 굳었다. 갈대 바다의 정확한 위치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린다. (1) 수에즈만 북쪽 끝 — 오늘날 수에즈 운하 지역. (2) 시나이 반도 동쪽 아카바만. (3) 지중해 연안의 삽초 호수 지대. 위치 특정보다 본문의 구원 사건 자체가 신학의 핵심으로 강조된다.

19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받아두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 내 유골을 이곳에서 함께 가지고 나가라.”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남긴 유언이다. 400년 후 모세가 그 약속을 지킨다. 요셉의 유골은 40년 광야를 함께 걸어 결국 세겜(팔레스타인 나블루스)에 묻힌다(수 24:32).





구름 기둥, 불기둥

20 그들이 숙곳을 떠나 광야 가장자리 에담(Etham)에 진을 쳤다.

21 여호와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길을 이끄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주셨다.

낮에도 밤에도 갈 수 있었다.

22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 백성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 —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안내한 상징이다. 구름은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고, 불은 밤의 추위와 어둠을 밝혀준다. 고대 근동 군사 행군에서 횃불과 연기로 방향을 표시하던 관행과 비교하는 견해도 있다.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 자신의 임재(臨在)라고 말한다.



다음 장 — 이집트 땅을 떠난 이스라엘 앞에 바다가 가로막는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병거가 쏟아져 온다. 가장 극적인 순간이 다가온다.




출애굽기 14장 — 홍해가 갈라진 밤


돌아라, 바다를 향해

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돌이켜 바다 앞 믹돌(Migdol) 과 바알스본(Baal-zephon) 사이 비하히롯(Pi-hahiroth) 앞에 진을 쳐라. 바다 앞에 진을 쳐라.”

3 “파라오가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혀 헤매고 있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집트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했다.





파라오가 돌아섰다

5 이스라엘 자손이 떠났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에게 전해졌다.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돌아섰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우리 부릴 자들을 잃었구나.”

파라오는 장자를 잃었고, 하룻밤 새 백성들의 곡소리를 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다시 쫓아가기로 한다. 슬픔이 분노로, 충격이 회복 의지로 바뀌는 순간 —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다.

6 파라오가 전차를 준비했다.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7 600대의 정예 전차를 이끌었다. 이집트의 모든 전차와, 각 전차에 장교들을 태워 나섰다.

8 여호와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은 당당하게 나가고 있었다.

9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말들과 전차들과 기병들과 군대가 바다 가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곁에 진 친 이스라엘을 따라잡았다.

전차 600대 — 이집트 신왕국 시대 군대의 핵심은 전차 부대였다. 전차 한 대에 보통 두 명 — 운전자와 궁수. 람세스 2세의 카데시 전투(BC 1274) 기록에 따르면 이집트는 수천 대의 전차를 보유했다. 600대는 정예 부대만 추린 숫자일 것이다. 보행 이스라엘 난민들과 이집트 전차 부대의 대비는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두려움

10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었다.

이집트인들이 뒤에서 쏟아져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몹시 두려워했다.

여호와를 향해 울부짖었다.

11 그들이 모세에게 소리쳤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으라고 끌고 나온 거냐? 이집트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12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집트를 섬기겠다’고 했잖아.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를 섬기는 게 낫다!”

이 불평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반복될 패턴의 첫 번째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백성은 “이집트가 더 나았다”고 외친다. 노예살이의 고통은 빠르게 잊혀진다. 눈앞의 위험이 과거의 고통보다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 인간의 본성이다.





두려워하지 마

1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서서 보아라.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실 구원을.”

“오늘 보이는 저 이집트인들 —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14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 히브리어 원문은 “잠잠하라(하라쉬, חָרַשׁ)”다. 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떠들며 공황에 빠지지 말라는 뜻에 가깝다. 이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 무력함 안에서 신뢰하는 것 — 그것이 모세의 요청이었다.





움직여라

15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왜 내게 울부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16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라. 바다를 갈라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갈 것이다.”

17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겠다. 그들이 뒤따라 들어올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전차들과 기병들을 통해 영광을 받겠다.”

18 “이집트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들과 기병들을 통해 영광을 받을 때 — 내가 여호와임을.”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다

19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뒤로 옮겨 갔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갔다.

20 구름 기둥이 이집트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섰다.

이집트 쪽에는 어두움이었다.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환하게 밝았다.

밤새도록 한 쪽은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구름이 방패가 되었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군대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같은 밤, 한쪽에는 빛이 — 다른 쪽에는 어둠이. 이 대비는 출애굽 이야기 전체의 구조를 압축한다.





바다가 갈라졌다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여호와가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물이 갈라졌다.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건넜다.

물이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었다.

“강한 동풍” — 본문은 초자연적 사건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풍을 도구로 쓰셨다고 기록한다. 이 구절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수에즈 만 북쪽 갈대 호수 지대에서 강풍이 수위를 낮추는 현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1992년 수치 모델 연구). 기적의 여부와 자연 현상 여부는 별개의 질문이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와 ’누가(여호와)’다.

23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기병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뒤따라 들어왔다.

24 새벽 파수 때, 여호와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며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25 전차 바퀴를 빠지게 하셔서 몰기가 힘들게 하셨다.

이집트인들이 소리쳤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여호와가 이집트를 치려고 저들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바다가 돌아왔다

26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라. 물이 이집트인들과 전차들과 기병들 위로 돌아오게 해라.”

27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바다가 본래대로 돌아왔다.

이집트인들이 도망가다가 물과 맞닥뜨렸다.

여호와가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뒤엎으셨다.

28 물이 돌아와 전차들과 기병들을 덮었다. 이스라엘을 쫓아 바다에 들어온 파라오 군대 전체가 잠겼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었다.

물이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의 벽이 되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30 그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셨다.

이스라엘이 바다 가에서 이집트인들의 시신을 보았다.

31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이집트에 행하신 큰 일을 보았다.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믿음(faith) — 히브리어 “아만(אָמַן)”. 이 동사에서 “아멘(Amen)”이 나왔다. ’확고하다,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다. 위기 속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백성이 — 사건이 끝난 뒤 믿음에 도달한다. 믿음은 때로 결과를 본 후에야 뒤늦게 오는 것이기도 하다.

홍해 도하의 역사성 — 이 사건에 대한 고고학적 직접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집트 기록에서 대규모 노예 이탈이나 군대 수몰의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집트는 패배한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의 핵심을 역사적 기억이 신학적으로 정형화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소규모 실제 사건이 과장되어 전승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본문 자체는 역사 보고서가 아니라 고백의 언어로 쓰여 있다.



다음 장 — 살아남은 자들이 노래한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 가운데 하나. 그리고 광야 길이 시작된다 — 쓴 물, 단 물, 첫 번째 불평.




출애굽기 15장 — 바다를 건넌 자들의 노래


모세의 노래

1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높고 높으심이여,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가 나의 하나님 —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 내가 그를 높이리라.”

3 “여호와는 전사(戰士)시다.

여호와 — 그 이름.”

4 “파라오의 전차들과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

정예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다.”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

돌처럼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

6 “여호와여, 당신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빛났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박살냈습니다.”

7 “당신이 일어서시자 반역하는 자들이 쓰러졌습니다.

타오르는 분노를 내보내시자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태워졌습니다.”

8 “당신의 콧바람에 물이 쌓였습니다.

파도가 벽처럼 섰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깊은 물이 굳어 섰습니다.”

9 “원수가 말했습니다.

‘쫓아가 따라잡겠다. 전리품을 나눠 가지겠다. 욕망을 채우겠다. 칼을 뽑겠다. 내 손으로 쓸어버리겠다.’”

10 “당신이 바람을 불게 하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었습니다.

납처럼 거대한 물속에 잠겼습니다.”

11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 같습니까.

거룩함에서 영광스럽고,

찬양할 만큼 두렵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12 “당신의 오른손을 뻗으시자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13 “당신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은혜로 이끄셨습니다.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습니다.”

14 “뭇 민족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떨었습니다.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5 “에돔의 족장들이 놀랐습니다.

모압의 용사들이 떨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녹아내렸습니다.”

16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렸습니다.

당신의 팔의 능력에 — 그들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이 손수 산 이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17 “당신이 그들을 이끌어 당신의 기업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머무시려고 만드신 처소 — 거기에.

주님, 당신의 손이 세우신 성소 — 거기에.”

18 “여호와가 영원히 다스리신다.”

모세의 노래(15:1-18) — 성경에 보존된 가장 오래된 시 가운데 하나다. 언어적 특징, 문법 구조, 어휘 면에서 히브리어 학자들은 이 시의 연대를 기원전 12~11세기로 추정한다. 성경 본문 가운데 고대성이 가장 잘 확인되는 단편 중 하나다. 신명기 32장의 모세 노래, 사사기 5장의 드보라 노래와 함께 고대 히브리 시의 정점으로 꼽힌다.





미리암의 노래

19 파라오의 말과 전차와 기병이 바다 속으로 들어갔을 때 — 여호와가 그들 위로 바닷물을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걸어 건넜다.

20 아론의 누이 미리암(Miriam · ㉸ 미르얌) 예언자가 손에 탬버린을 들었다.

모든 여자가 탬버린을 들고 미리암의 뒤를 따라 나와 춤을 추었다.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며 불렀다.

“여호와를 노래하라.

높고 높으심이여,

말과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미리암의 노래(15:21) — 단 두 줄이지만, 이것이 15:1-18 전체 노래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미리암의 짧은 노래가 원형(原型)이었고, 모세의 긴 노래가 후에 그것을 발전시킨 것으로 본다. 미리암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언자”라는 칭호를 받은 여성이다.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는 방식은 고대 근동에서 전쟁 승리를 경축할 때 여성들이 행하던 관행과 일치한다(삼상 18:6-7).

미리암 — 출애굽기 2장에서 아기 모세를 나일강 갈대 상자에 넣고 지켜보던 누이가 바로 미리암이다. 그 이름이 2장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가 이곳에서 처음 나온다. 이스라엘 해방 운동의 세 지도자 — 모세, 아론, 미리암 — 의 관계가 남매지간이라는 것, 이것 자체가 이 이야기의 특별한 점이다.





마라의 쓴 물

22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에서 이끌어 수르(Shur) 광야로 나아갔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

23 마라(Marah, ’쓴’이라는 뜻)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가 되었다.

24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느냐?”

25 모세가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여호와가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다.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26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면,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 내가 이집트에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Yahweh-Rapha, ‘여호와는 치료자’)다.”

나무가 쓴 물을 달게 한 것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갈래다. (1) 특정 나무(보통 백단향이나 가시나무 계통)의 실제 정화 효과. (2) 완전히 초자연적 행위. (3) 가르침을 위한 신학적 상징(토라, 곧 율법이 이스라엘 삶의 쓴 맛을 달게 한다는 해석 — 랍비 전통). 어느 해석이 맞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여호와 라파 —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치료’와 결합된 유일한 자리다. 마라의 쓴 물이 달아지는 사건과 연결된다. 이후 이 이름은 유대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치유 속성을 가리키는 칭호로 발전한다.





엘림

27 그들이 엘림(Elim)에 이르렀다.

거기에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들이 그 물 곁에 진을 쳤다.

엘림 — 12개의 샘, 70그루의 종려나무. 숫자가 의미심장하다. 12지파, 70인의 장로. 우연이 아닐 수 있다. 메마른 광야 안에 이렇게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었다. 쓴 물 마라 바로 다음에 오는 엘림의 풍요 — 고통 다음의 쉼이라는 리듬이 광야 여정 전체에 반복된다.



다음 장 — 광야에 들어선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 백성은 다시 불평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온다 — 이슬처럼 덮이는 흰 것. 백성이 묻는다. “이게 뭐냐?”




출애굽기 16장 — 하늘에서 내린 양식


신 광야에서의 불평

1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두 번째 달 열다섯 날에 신 광야(Wilderness of Sin)에 이르렀다.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광야였다.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다.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그때 —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온 회중을 굶겨 죽이려 하고 있잖아.”

“고기 냄비” — 이집트 노예살이를 낭만적으로 기억하는 첫 번째 장면이다. 400년의 고통이 배고픔 앞에서 순식간에 ’그래도 먹기는 했었잖아’로 재편성된다. 광야 여정 내내 이 패턴이 반복된다. 고난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안락의 기억은 선명해진다 — 위기 앞에서 인간이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만나와 메추라기

4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백성이 나가서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것으로 그들이 내 율법을 따르는지 시험하겠다.”

5 “여섯째 날에는 가져온 것을 준비할 때 평일의 두 배가 될 것이다.”

6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말했다.

“저녁에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7 “아침에 너희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의 여호와를 향한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라고 — 우리에게 불평하느냐?”

8 “여호와가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고 아침에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가 그분에게 하는 불평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라고. 너희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9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해라.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그분이 너희 불평을 들으셨다.’”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이 광야 쪽을 돌아보았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저녁이 되자

1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해라.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배불리 빵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13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아침에는 진영 주위에 이슬이 내렸다.

14 이슬이 걷히자 광야 지면에 서리처럼 가는 것,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서로 말했다.

“이게 뭐냐?”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여호와가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만나(Manna) — 히브리어 “만 후(מָן הוּא, 이게 뭐냐?)”에서 나온 이름이다. 백성의 당황한 질문 자체가 이름이 되었다. 만나의 정체에 대한 자연주의적 설명도 있다. 시나이 반도에서 타마리스크(Tamarisk) 나무에 기생하는 곤충이 분비하는 수액이 이른 아침 굳어 흰 알갱이 형태가 된다는 것이다. 수분이 많아 하루가 지나면 상한다. 안식일에 두 배분이 생기거나 보존되는 것은 이 설명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 어느 설명을 택하든 — 매일 아침 이것을 거두며 살았던 40년의 기억이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





하루 먹을 만큼만

16 여호와가 명하셨다.

“각자 먹을 만큼 거두어라. 식구 수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다.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었다.

18 그런데 오멜로 달아보니 —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각자 먹을 만큼이었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된다. 고린도후서 8장 15절 —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권면하면서 이 구절을 끌어온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원리로.

19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아무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20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러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21 그들은 아침마다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다.

햇볕이 뜨거워지면 녹아버렸다.





안식일

22 여섯째 날에는 두 배, 한 사람에 두 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두 와서 모세에게 알렸다.

23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 이렇다. ‘내일은 안식일 — 여호와를 위한 거룩한 안식이다. 오늘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남는 것은 아침까지 두어라.’”

24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두었다.

냄새가 나지 않았다.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25 모세가 말했다.

“오늘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오늘은 들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26 “6일 동안 거두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니 없을 것이다.”

27 일곱째 날에 백성 가운데 더러는 나가서 거두려 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28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내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 하느냐?”

29 “여호와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준다. 일곱째 날에는 각자 자기 자리에 있어라. 아무도 나가지 마라.”

30 그래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쉬었다.

안식일(Sabbath) — 히브리어 “샤밧(שַׁבָּת)”, ’쉬다’는 뜻이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는 기록이 안식일의 원리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천으로서 안식일은 이 만나 사건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매일 양식이 주어지되 일곱째 날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체계 — 안식일은 계명이기 전에 먼저 리듬이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자연의 법칙처럼 삶에 새겨졌다.





만나란 무엇인가

31 이스라엘 집안이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다.

고수풀 씨처럼 흰 것이었다. 꿀을 섞은 과자처럼 달았다.

32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가 명하신다. ‘한 오멜의 만나를 가득 채워 대대로 보관해라.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때 광야에서 먹인 그 양식을 보게 하기 위해.’”

33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를 한 오멜 담아라.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보관해라.”

34 아론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어 보관했다.

35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한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Canaan)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36 (한 오멜은 에바 열 분의 일이다.)

메추라기 — 봄과 가을에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유럽 메추라기(Coturnix coturnix)는 이 경로에서 대규모 이동을 한다. 지중해를 건넌 뒤 지쳐 낮게 날다 잡히기 쉬운 상태가 된다.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이집트인들이 시나이 근처에서 메추라기를 잡아 식용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다. 자연 현상과 기적의 경계를 본문은 명확히 가르지 않는다.

40년 광야 — 만나를 먹은 40년은 이스라엘 집단 기억의 핵심이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선언이 이 만나 경험에서 나온다. 이 구절이 훗날 예수의 광야 시험 장면(마 4:4)에 인용된다.



다음 장 — 르비딤에서 또 물이 없다. 백성의 불평이 극에 달한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솟는다. 그리고 광야에서 첫 전쟁이 시작된다 —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온다.




출애굽기 17장 — 반석에서 물이, 깃발 아래 승리가


르비딤에서 물을 달라

1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에 따라 신 광야에서 이동해 르비딤(Rephidim)에 진을 쳤다.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2 백성이 모세에게 달려들었다.

“우리에게 물을 줘라. 마셔야겠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나에게 달려드느냐?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 그러나 백성이 거기서 목이 탔다.

모세에게 불평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을 목말라 죽이려고?”

4 모세가 여호와께 울부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모세의 외침 — “나를 돌로 칠 것 같다”는 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분노한 군중의 폭력은 지도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었다. 모세는 백성의 압박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한다. 지도자의 힘이 아니라 지도자의 울부짖음이 해결책을 열었다.





바위를 쳐라

5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 몇을 데리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6 “내가 거기서 호렙의 바위 위에 네 앞에 서 있겠다. 바위를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

7 그가 그 곳을 맛사(Massah, ’시험’이라는 뜻)이자 므리바(Meribah, ’다툼’이라는 뜻)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라며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다.

두 이름이 한 사건에 붙었다 — 맛사(시험)와 므리바(다툼). 이 이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 소환된다. 시편 95편 8절 “므리바에서처럼, 광야의 맛사에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는 구절이 후대 성경과 예배에서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또다시 바위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등장한다. 이 두 사건의 관계,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에서 명을 어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과의 연결에 대해 학자들이 논의해 왔다.





아말렉이 공격하다

8 그때 아말렉(Amalek)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9 모세가 여호수아(Joshua)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훌(Hur)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12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었다. 모세가 그 위에 앉았다. 아론과 훌이 한 명씩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13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날로 쳤다.

14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기념이 되도록.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닛시(Yahweh-Nissi, ‘여호와는 나의 깃발’)라고 불렀다.

16 그가 말했다.

“여호와의 깃발 위로 손이 올려진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세대를 거쳐 싸우신다.”

아말렉 — 에돔 족속(에서의 후손)에서 갈라진 부족으로, 시나이 반도 남부와 네겝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다. 유목민 연합체였으며 이스라엘의 오랜 적이 된다. 신명기 25장 17-18절은 아말렉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뒤를 쳐 지치고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기록한다. 광야 행진의 맨 뒤 — 노약자들이 걷던 자리.

여호수아의 첫 등장 — 이 전투가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이름이 나오는 장면이다. 군사 지도자로 첫 데뷔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가 — 여기서는 모세의 명을 받아 싸우는 젊은 장수였다.

훌 —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 인물. 성경에서 훌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유대 전통에서는 훌을 미리암의 남편이자 아론의 조카로 보기도 한다. 출애굽기 31장에서 성막 건축의 장인 브살렐이 훌의 손자로 나온다.

여호와 닛시 — “여호와는 나의 깃발(닛시, נִסִּי)”. 전투에서 깃발은 집결지이자 정체성의 상징이었다. 모세의 든 손, 그 위에 올려진 지팡이가 깃발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 여호와의 기치 아래 싸웠기 때문이라는 고백이 이 이름에 담겨 있다.



다음 장 —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온다.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드로는 모세가 홀로 모든 재판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 현명한 충고를 건넨다.




출애굽기 18장 — 장인이 가르쳐 준 것


이드로가 찾아오다

1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Jethro · ㉸ 이트로)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들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는 것을.

2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Zipporah · ㉸ 치포라)를 데리고 왔다.

3 두 아들도 함께 왔다. 한 아들은 게르솜(Gershom)이었다.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다.

4 다른 아들은 엘리에셀(Eliezer,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이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사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하셨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었다.

5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로 왔다. 모세가 진을 쳐 있는 하나님의 산 근처였다.

6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갈을 보냈다.

“나 이드로, 네 장인이 왔다. 네 아내와 두 아들도 함께.”

7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갔다.

허리를 굽혀 절했다. 입을 맞추었다. 서로 안부를 물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8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하신 모든 일.

길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

여호와가 그들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9 이드로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선한 일을 — 이집트 손에서 구하신 것을 기뻐했다.

10 이드로가 말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파라오의 손과 이집트의 손에서 백성을 건지신 분. 이집트의 손 아래에서 이 백성을 구하신 분.”

11 “이제 나는 알겠습니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오만하게 굴었던 그 일 — 그 결과로.”

12 이드로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드로의 정체 —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흥미롭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혈연 밖 민족이다. 일부 학자들은 ’겐 가설(Kenite Hypothesis)’을 제기한다 — 여호와 신앙이 이미 미디안-겐 부족들 사이에 있었고, 모세가 그것을 접해 이스라엘 신앙과 연결했다는 견해다. 이드로가 “이제 나는 안다”고 말하는 것이 새로운 깨달음인지, 기존 신앙의 확인인지 본문은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모세가 혼자 다 하고 있었다

13 다음 날 모세가 앉아 백성의 일을 판결했다.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서 있었다.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했다.

“자네가 백성에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모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서 있게 하는가?”

15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16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내게 옵니다. 나는 각 사람의 문제를 판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줍니다.”

17 모세의 장인이 말했다.

“자네가 하는 방식이 옳지 않네.”

18 “자네도,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틀림없이 지쳐버릴 것이야.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무겁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이드로의 충고

19 “이제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자네에게 조언하겠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자네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라. 그들의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20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라.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줘라.”

21 “그리고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진실한 자들,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라. 그들을 천 명의 지도자, 백 명의 지도자, 50명의 지도자, 10명의 지도자로 삼아라.”

22 “그들이 언제든지 백성의 일을 판결하게 해라. 큰 일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그들이 직접 판결하게 해라. 자네의 짐을 나눠 지게 해라. 그러면 자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야.”

23 “하나님이 자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 자네는 버틸 수 있을 것이야. 이 모든 백성도 평화롭게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24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들었다.

장인이 말한 대로 다 했다.

25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들을 뽑아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 천 명의 지도자, 백 명의 지도자, 50명의 지도자, 10명의 지도자.

26 그들이 언제든지 백성의 일을 판결했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결했다.

27 모세가 장인을 보냈다.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이드로의 충고는 조직론이자 지도력 론이다.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자도 한계가 있다 — 는 것을 외부인이 먼저 봤다. 이 충고가 받아들여지는 데는 모세의 겸손이 필요했다. 지도자의 권한을 나누는 것, 위임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원리가 여기에 있다.

10명 단위에서 천 명 단위까지 — 이 계층 구조는 오늘날 군대·조직·행정 체계의 원형이다. BC 2천 년대 고대 근동의 군사 편제에서도 유사한 10인조·100인조 단위가 확인된다.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전혀 낯선 발상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이미 쓰이던 조직 방식을 이스라엘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이었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다. 거대한 산이 앞에 있다. 여호와가 내려오신다. 온 산이 떨고 연기가 피어오른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출애굽기 19장 — 시내산이 떨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세 번째 달 초하루에 시내(Sinai) 광야에 이르렀다.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들어가 광야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산 앞에 진을 쳤다.

3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여호와가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야곱의 집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4 “‘너희가 직접 보았다.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5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내 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 너희가 내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내 것이지만.’”

6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 — 시적 표현이다. 독수리가 새끼를 가르칠 때 아래에서 받쳐 올리는 행동에서 나온 비유다(신 32:11). 이집트에서의 구원 전체를 한 이미지로 압축했다. 힘 없는 새끼를 강한 날개로 업어 데려오는 행위.

“제사장 나라” —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자다.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민족으로 부름받았다는 뜻이다. 선택받음이 특권이 아니라 사명임을 이 한 구절이 압축한다.





백성이 대답하다

7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가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놓았다.

8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가져갔다.





여호와가 내려오신다

9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빽빽한 구름 속에서 네게 가겠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영원히 신뢰할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10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해라. 그들이 옷을 빨게 해라.”

11 “셋째 날을 준비해라.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에 내려올 것이다.”

12 “백성 주위에 경계를 세워라. ‘산에 오르지 마라. 산의 가장자리에도 닿지 마라. 산을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13 “‘그런 자에게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마라.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화살로 쏴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그때 산에 올라와라.’”

14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갔다.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

그들이 옷을 빨았다.

15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셋째 날을 준비해라. 여자 가까이 가지 마라.”

“거룩하게 하다” — 히브리어 “카다쉬(קָדַשׁ)”. 구별되다, 따로 세워지다는 뜻이다. 옷을 빠는 것은 외적 의식적 정결이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성관계를 금하는 것으로, 고대 근동 종교 의식에서 신 앞에 나아갈 준비로 요구되는 절제였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일상에서 구별되는 전환을 요구했다.





산이 떨다

16 셋째 날 아침이 됐다.

천둥과 번개가 쳤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드리웠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다.

진영 안의 모든 백성이 떨었다.

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러 진영 밖으로 백성을 이끌었다.

그들이 산 아래에 섰다.

18 시내산(Sinai — 호렙(Horeb)이라고도 불림)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다.

여호와가 불 가운데서 그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연기가 용광로처럼 피어올랐다.

온 산이 심하게 흔들렸다.

19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이 우레 소리로 대답하셨다.

20 여호와가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

여호와가 모세를 산꼭대기로 불러 올리셨다.

모세가 올라갔다.

시내산 위치 — 전통적으로 시나이 반도 남부 자발 무사(Jebel Musa, 해발 2,285m)가 시내산으로 여겨져 왔다. 4세기 이후 비잔틴 제국 시대에 이곳에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세워졌다. 그러나 다른 후보도 있다. (1) 사우디아라비아 히자즈 지역 자발 알 라우즈(Jabal al-Lawz) — 불에 탄 흔적과 검은 정상이 출애굽기 묘사와 일치한다는 주장. (2) 시나이 중부 자발 신 비샤르. (3) 미디안 지역 — 이드로의 땅이 미디안이었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도 미디안에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쪽도 학계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려가라

2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라. 여호와를 보려고 경계를 넘는 자가 없도록. 많은 이가 죽을 것이다.”

22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제사장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니.”

23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당신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우고 거룩하게 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4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제사장들과 백성은 경계를 넘어 여호와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 그들에게 말했다.

반복되는 경고 — 19장 안에서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경고가 세 번 반복된다. 거룩한 존재와의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 접촉인가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좋은 것’이기 전에 ’구별된 것’이고, 구별된 것에 허가 없이 다가가는 것은 생명을 위협한다. 이 긴장이 성막과 성전 시스템, 제사장 제도 전체의 신학적 토대가 된다.

신현(神顯, Theophany) —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시는 사건을 신학 용어로 신현이라 한다. 시내산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신현이다. 천둥, 번개, 구름, 불, 연기, 지진, 나팔 소리. 이 요소들은 고대 근동의 폭풍 신(Storm God) 이미지와 겹친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자연신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자연현상을 타고 나타나시되 자연현상 자체가 아니다.



다음 장 — 여호와가 산에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열 마디가 시작된다.




출애굽기 20장 — 열 마디


나는 여호와다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2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 — 노예살이하던 집 — 에서 이끌어 낸 분이다.”

십계명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자기 소개로 시작한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관계를 확인한다 — “너를 이끌어 낸 분.” 계명보다 먼저 출애굽의 사건이 놓인다. 이것이 십계명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다.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다.





첫째 — 다른 신을 두지 마라

3 “너에게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둘째 — 형상을 만들지 마라

4 “너는 너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늘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잘못을 자녀 3대와 4대에까지 돌리지만,”

6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형상 금지 — 고대 근동에서 신은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 어디서나 신상이 있었다. 여호와 신앙은 이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한다. 이 금지는 신의 가시적 통제 불가능성을 선언한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신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조각하는 행위다. 형상 없는 신 —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세계사적 특이점 중 하나다.

“아버지의 잘못을 3, 4대에” — 이 구절은 오해받기 쉽다. 연대적 책임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세대를 타고 전수되는 패턴을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에스겔 18장은 명시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두 본문은 모순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측면을 본다.





셋째 —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 — 히브리어 “라쇼아브(לַשָּׁוְא)”, ’공허하게, 의미 없이’라는 뜻이다. 단순한 욕설 이상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종교적 의식을 빌려 사기를 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빌려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 모두 포함된다. 유대교에서는 여호와(YHWH)를 아예 발음하지 않는 전통으로 발전했다. 대신 “아도나이(주님)”로 읽는다.





넷째 — 안식일을 지켜라

8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9 “6일 동안 일하고 네 모든 일을 해라.”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도, 네 아들도, 네 딸도, 네 남자 종도, 네 여자 종도, 네 가축도, 네 문안에 사는 이방인 나그네도.”

11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안식일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넷째 계명은 유일하게 긍정 명령이다(‘하지 마라’가 아니라 ’지켜라’). 그리고 유일하게 사회적 이유가 붙는다 — 아들, 딸, 종, 이방인 나그네까지 쉬어야 한다. 안식일은 신 앞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평등을 제도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신명기 5장의 반복에서는 창조가 아니라 이집트 해방이 이유로 제시된다 —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종도 쉬어야 한다.”





다섯째 — 부모를 공경하라

1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그래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주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십계명의 경첩이다. 1~4계명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6~10계명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룬다면 — 다섯째는 그 사이에 있다. 부모 공경은 신앙의 전수와도 연결된다.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것을 꼽는다.





여섯째 — 죽이지 마라

13 “살인하지 마라.”

히브리어 원문은 “라차흐(רָצַח)”다. 이 동사는 일반적인 죽임이 아니라 사사로운 폭력적 살인, 또는 범죄적 살인을 가리킨다. 전쟁에서의 살육이나 사형 제도는 이 계명이 금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그러나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을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까지 확장한다(마 5:21-22).





일곱째 — 간음하지 마라

14 “간음하지 마라.”





여덟째 — 훔치지 마라

15 “도둑질하지 마라.”





아홉째 — 거짓 증언하지 마라

16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열째 — 탐내지 마라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그의 남자 종도, 여자 종도, 소도, 나귀도, 네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 탐내지 마라.”

마지막 계명은 유일하게 행동이 아니라 내면 상태를 다룬다. 앞의 아홉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열 번째는 가져선 안 될 마음이다. 탐욕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씨앗이다. 계명이 행동의 규제에서 마음의 정향으로 끝나는 것 — 이것이 십계명의 완결 구조다.

십계명 구조 —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가 계명을 나누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유대교는 2절 “나는 여호와다”를 첫째 계명으로 본다. 카톨릭과 루터교는 형상 금지(3-6절)와 첫째 계명을 합쳐 하나로 보고, 탐내지 마라를 두 개로 나눈다. 개신교 개혁파는 형상 금지를 둘째 계명으로 별도 구분한다. 숫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백성이 두려워하다

18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다.

그것을 보자 백성이 떨었다. 멀찍이 서 있었다.

19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 우리가 죽겠습니다.”

20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너희 안에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21 백성이 멀리 서 있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짙은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감당하지 못했다. 두려움에서 나온 요청 — “모세가 대신 들어가 달라.” 이것이 예언자 제도의 기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신명기 18장에서 여호와가 모세 같은 예언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다.





제단 규례

22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23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신들 — 은 신상도, 금 신상도 — 만들지 마라.”

24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라. 양과 소를 거기에 드려라.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가서 복을 주겠다.”

25 “돌로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은 돌로 만들지 마라. 연장을 대면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26 “계단을 올라 내 제단에 오르지 마라. 그 위에서 네 벗은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흙 제단과 다듬지 않은 돌 — 화려한 신전 문화와 반대 방향이다. 이집트의 신전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로 세워졌다. 이스라엘의 제단은 손대지 않은 자연석으로. 인간의 기술과 미감이 가미되지 않은 소박함 — 예배의 핵심은 인간이 드리는 것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원리가 여기 있다.



다음 장 — 시내산 언약이 계속된다. 종의 규례, 살인과 폭행의 법, 재산 피해 보상법, 사회적 약자 보호법들이 이어진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법들이다.




출애굽기 21장 — 눈에는 눈, 손에는 손


종에 관한 규례

1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들 앞에 세워야 할 규례들이다.

2 히브리 남자 종을 사면, 그는 6년을 섬기고 7년째에 값없이 자유인이 된다.

3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 나간다. 아내가 있었다면 아내도 함께 나간다.

4 주인이 아내를 맺어주어 자녀를 낳았다면, 아내와 자녀는 주인의 것이다. 그 종만 홀로 나간다.

5 그런데 만약 그 종이 말한다면 — ’나는 주인을 사랑한다. 아내와 자녀도 사랑한다. 나는 자유인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

6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 앞으로 데리고 간다. 문이나 문기둥 앞에 세우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는다. 그러면 그는 평생 그 주인을 섬긴다.”

귀를 뚫는 의식 — 히브리어 ’아와드(עָבַד, 섬기다)’와 ’에베드(עֶבֶד, 종)’는 같은 어근이다. 귀는 듣는 기관, 순종의 상징. 문기둥은 가정의 경계를 표시하는 신성한 장소였다. 이 의식은 “나는 이 집에 속한다”는 공개 선언이었다.

함무라비 법전(BC 18세기 바빌로니아)과의 비교 — 메소포타미아 법에서도 노예는 귀표(耳標)로 신분을 표시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에서는 6년 해방 규정이 없다. 이스라엘 법의 핵심 차이는 — 해방이 기본값이라는 것. 종신 예속은 스스로 선택하는 예외였다.



7 남자가 딸을 여종으로 팔면, 남종처럼 7년째에 자유인이 되지 않는다.

8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던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팔 생각이면, 낯선 사람에게는 팔 수 없다. 그녀를 배신한 거니까. 그녀의 친정 식구가 그녀를 되살 수 있게 해야 한다.

9 주인이 그녀를 아들에게 주려 했다면, 그녀를 딸처럼 대해야 한다.

10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도 — 그녀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를 줄여서는 안 된다.

11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녀는 값없이 자유인이 된다.

여종 보호 조항 — 고대 근동에서 딸을 팔아넘기는 행위는 흔했다. 극빈 가정이 딸을 부유한 집에 넘기면, 그 딸은 통상 첩(妾) 신분이 됐다. 이 법은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 보호 의무를 주인에게 지운다. 방치하면 자유를 준다.





폭행과 살인에 관한 규례

12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13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리된 것이면 — 내가 그를 위해 피할 곳을 정해 주겠다.

14 그러나 교활하게 이웃을 속여 계획적으로 죽인 자는, 내 제단 곁에서도 끌어내어 죽여라.

15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는 반드시 죽인다.

16 사람을 납치한 자 — 팔았든 손에 두고 있든 — 반드시 죽인다.

17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

도피성 — 13절에서 언급된 “피할 곳”은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구체화된다. 이스라엘 영토에 6곳의 도피성을 두어, 고의가 아닌 살인자가 피신해 공정한 재판을 기다릴 수 있게 했다(민수기 35장). 보복 살인을 막는 안전망이었다.



18 사람들이 싸우다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쳤는데, 죽지 않고 누워 있다가

19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됐다면 — 때린 사람은 무죄다. 다만 그가 일하지 못한 기간을 보상하고 완전히 낫도록 돌봐야 한다.

20 종을 막대기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21 그러나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죽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종에 대한 폭력 — 이 조항은 불편하다. “주인의 재산”이라는 논리는 오늘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맥락에서 보면: 고대 근동 어떤 법도 주인의 종 학대를 처벌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법은 즉사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 — 당대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놓은 것이다.



22 사람들이 싸우다 임신한 여자를 쳐서 조산이 됐는데, 더 큰 해가 없으면 —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 배상한다.

23 그러나 더 큰 해가 있으면 —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한다.

24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25 화상에는 화상, 상처에는 상처, 멍에는 멍을 갚아라.

“눈에는 눈(Lex Talionis)” — 라틴어 lex talionis, ‘동등 보복의 법’. 현대인 귀에는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 법의 본래 기능은 정반대였다. 당신이 내 눈 하나를 멀게 했으면 — 나는 당신 눈 하나만 요구할 수 있다. 당신의 두 눈도,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마을도 요구할 수 없다. 무한 보복을 금지하는 비례 원칙(proportionality). 함무라비 법전에도 같은 원칙이 있다(BC 18세기). 실제 집행에서는 금전 배상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26 종의 눈을 쳐서 멀게 했으면 — 눈 값으로 그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27 종의 이를 부러뜨렸으면 — 이 값으로 그 종을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한다.





가축으로 인한 사고

2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고기는 먹지 않는다. 소 주인은 무죄다.

29 그러나 그 소가 전에도 받는 습성이 있었고, 주인이 경고를 받았는데도 가두지 않아 사람이 죽었다면 — 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인다.

30 주인에게 몸값을 내라는 요구가 있으면, 자기 목숨을 대신할 값은 요구받는 대로 낸다.

31 아들이나 딸을 받아도 이 규례로 처리한다.

32 종을 받았으면 소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인다.

은 30세겔 — 후에 유다가 예수를 판 값이 은 30세겔이다(마태복음 26:15). 당시 노동자 한 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종 한 명의 법정 가치를 표시하는 숫자였다.



33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아 소나 나귀가 거기 빠졌으면,

34 구덩이 주인이 짐승 값을 물어주고, 죽은 짐승은 자기가 갖는다.

35 한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값을 반반 나누고, 죽은 소도 반반 나눈다.

36 그러나 그 소가 전에도 받는 습성이 알려져 있었는데 주인이 가두지 않았다면 — 소로 소를 갚는다. 죽은 소는 자기가 갖는다.



다음 장 — 도둑질과 배상 규례,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도덕 규례가 이어진다. 법이 다루는 범위가 재산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로 넓어진다.




출애굽기 22장 — 도둑과 배상, 그리고 이웃


도둑질과 배상

1 소 한 마리를 훔쳐 잡거나 팔면 소 다섯 마리로 갚는다. 양 한 마리를 훔치면 양 네 마리로 갚는다.

2 도둑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오다 맞아 죽으면 — 피 흘린 죄가 없다.

3 해 뜬 뒤라면 피 흘린 죄가 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배상한다.

4 훔친 것이 — 소든 나귀든 양이든 — 살아서 그 손에 있으면 두 배로 갚는다.

배상 비율의 논리 — 소는 다섯 배, 양은 네 배. 왜 다를까? 소는 농사와 운반에 쓰이는 핵심 노동력이다. 잃었을 때 피해가 더 크다. 그 차이를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훔쳐서 자기가 갖고 있으면 두 배 — 팔아서 없애버리면 더 높은 배율. 증거 인멸의 대가다.



5 밭이나 포도원을 해치고 자기 짐승을 남의 밭에 풀어 먹게 했으면 —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한다.

6 불을 피우다 가시덤불로 번져 낟가리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웠으면 — 불 낸 사람이 배상한다.





맡긴 것에 대한 책임

7 누가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도둑맞으면 — 도둑이 잡히면 두 배로 갚는다.

8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나와서 —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

9 소, 나귀, 양, 옷, 잃어버린 물건 등 — ’이게 내 것이다’고 양쪽이 다투면 두 사람 다 재판관들 앞에 선다. 재판관이 책임 있다고 판결한 자는 두 배로 갚는다.

10 소나 나귀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든 지키라고 이웃에게 맡겼는데, 죽거나 다치거나 잡혀갔는데 본 사람이 없으면 —

11 두 사람 사이의 맹세가 문제다.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 주인이 받아들여야 하고 배상하지 않는다.

12 그러나 자기에게서 도난당했으면 주인에게 배상한다.

13 짐승에게 찢겼으면 증거를 가져온다. 찢긴 것은 배상하지 않는다.

14 이웃에게 빌린 것이 주인 없는 데서 다치거나 죽으면 — 반드시 배상한다.

15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 품삯을 받고 빌린 것이면 품삯으로 갈음한다.





도덕과 사회 규례

16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면 — 그녀에게 지참금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

17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부해도 — 처녀에게 드는 지참금은 내야 한다.

18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19 짐승과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20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자는 — 반드시 죽인다.





약자 보호

21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다.

22 과부나 고아를 해치지 마라.

23 그들을 해쳐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 나는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

24 내 분노가 불타오를 것이다.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이방인 보호 조항 — 히브리어 ’게르(גֵּר)’는 외국인 거류자, 자기 부족 공동체 밖에서 사는 사람이다.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게르였던 경험을 — 이 법은 윤리의 근거로 쓴다. “당신이 겪었으니, 알 것이다.”

과부와 고아 — 고대 근동 법에서 과부·고아 보호는 왕의 의무였다. 이집트 파라오, 바빌로니아 왕들의 칙령에도 이 의무가 나온다. 이스라엘에서는 —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보호자로 자임한다.



25 내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 채권자처럼 굴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26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27 그것이 그의 유일한 덮개다. 몸을 가리는 옷이다. 그가 그것 없이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나는 듣겠다. 나는 자비로운 자다.

무이자 대출 — 이 조항은 당시 관행과 전혀 달랐다. 수메르, 바빌로니아 모두 이자 대출이 기본이었다. 이스라엘 법은 동족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금했다. 신명기는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했지만(신 23:20) — 이방인 게르에게도 하지 말라는 해석이 나중에 우세해진다.



28 재판관을 저주하지 마라.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29 네 곡식과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미루지 마라. 맏아들은 내게 주어라.

30 소와 양도 마찬가지다.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두고 8일째 내게 주어라.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다. 들에서 찢겨 죽은 고기를 먹지 마라. 개에게 던져라.



다음 장 — 법정의 공정함, 원수의 짐승 구해주기, 안식년과 세 절기, 가나안 정복 약속이 이어진다.




출애굽기 23장 — 공정, 안식, 세 절기


공정한 재판

1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과 손잡아 거짓 증인이 되지 마라.

2 많은 사람이 악을 따른다고 해서 거기 휩쓸리지 마라. 재판에서 다수 편에 서서 정의를 비틀지 마라.

3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편들지도 마라.

3절이 눈에 띈다 —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라니. 22장에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던 그 법이 여기서 뒤집히는 게 아니다. 보호는 생활에서, 재판은 사실로 — 원칙이 다르다. 동정심이 사실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4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어라.

5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그 곁을 그냥 지나치지 마라. 반드시 함께 일으켜 주어라.

원수 돕기 — 이 두 절은 놀랍다. 단순한 재산 반환이 아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행동을 요구한다. 미움이 있어도 — 행동은 달라야 한다. 신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전, 토라가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6 가난한 자가 너희와 다투는 재판에서 그 권리를 빼앗지 마라.

7 거짓 말을 멀리 하라. 죄 없는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는다.

8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밝은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뒤집는다.

9 이방인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으니 — 이방인의 마음을 안다.





안식년과 안식일

10 6년 동안은 땅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라.

11 7년째는 땅을 쉬게 하고 묵혀두어라. 네 백성 중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라.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다.

안식년(Sabbatical Year) — ‘샤밋타(שְׁמִטָּה)’, 해방·쉼의 해. 7년마다 땅을 쉬게 한다. 현대 농학에서도 윤작과 휴경의 가치는 입증됐다. 그러나 이 법의 핵심은 농학이 아니다 —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은 관리인이라는 신학적 선언이다. 가난한 자에게 수확이 개방된다는 점에서 사회 재분배 기능도 있었다.

12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네 소와 나귀도 쉬어야 한다.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도 숨을 돌려야 한다.

13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네 입에서 그 이름이 들려서도 안 된다.





세 절기

14 1년에 세 번, 내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15 무교절(Feast of Unleavened Bread)을 지켜라.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내가 명한 대로 아빕월(春의 달, 나중의 니산월)에 지켜라. 이집트에서 나온 달이니까.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16 맥추절(Feast of Harvest)을 지켜라. 밭에 심어 거둔 첫 열매의 절기다.

수장절(Feast of Ingathering)도 지켜라. 연말에 밭의 수확을 다 거두었을 때 지키는 절기다.

17 1년에 세 번, 모든 남자가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세 절기 — 무교절(유월절과 결합, 봄), 맥추절(오순절·칠칠절, 초여름), 수장절(초막절, 가을). 농경 절기와 역사 기억이 결합됐다. 무교절은 이집트 탈출, 수장절은 광야 40년 기억. 절기는 매년 반복되는 집단 기억 장치였다.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후에는 성소)에 반드시 올라가야 했다.



18 유월절 제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드리지 마라. 절기의 기름진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19 땅의 첫 열매 중 최상품을 주 네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새끼 염소를 어미 젖에 삶지 마라.

“새끼를 어미 젖에 삶지 말라” — 이 짧은 문장은 유대교 식사 규례(카슈루트, Kashrut)의 근거가 됐다.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 규율이 여기서 나왔다. 가나안 다산 제의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학자들이 논의하지만 — 정확한 배경은 확실하지 않다.





가나안 정복 약속

20 내가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겠다.

21 그 앞에서 삼가 그 말을 들어라. 그를 거슬러 반항하지 마라. 그는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22 네가 그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 나는 네 원수의 원수가 되고, 네 대적의 대적이 되겠다.

23 내 천사가 너를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이끌 것이다. 나는 그들을 없애겠다.

24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들이 하는 대로 하지 마라. 그것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돌 기둥들을 깨뜨려라.

25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네 빵과 물에 복을 주겠다. 너희 중에서 병을 없애겠다.

26 너희 땅에서 유산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수명을 채워 주겠다.

27 내 두려움을 네 앞에 보낼 것이다. 네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네 원수들이 모두 등을 돌려 도망치게 하겠다.

28 땅벌을 네 앞에 보내어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을 네 앞에서 몰아내겠다.

“땅벌(hornet)”을 보낸다는 표현 — 히브리어 ‘침라(צִּרְעָה)’. 실제 벌인지 은유인지, 학자들의 해석이 갈린다.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파라오를 상징하는 벌 문양(비에, bee)이 있었다는 점에서 — 이집트 군사력이 가나안을 약화시켰다는 역사적 표현으로 읽는 견해도 있다.

29 한 해 안에 다 몰아내지는 않겠다. 땅이 황무지가 되어 들짐승이 너를 해치게 될 테니.

30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몰아내겠다.

31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강까지를 네 경계로 정하겠다. 그 땅 주민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낼 것이다.

32 그들이나 그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33 그들이 네 땅에 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 것이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의 점진성 —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몰아내지 않겠다고 말한다. 생태적 이유(황무지화, 들짐승)를 든다. 성경 본문 자체가 정복이 왜 오래 걸렸는지 설명을 담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즉각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고, 여러 세기에 걸쳐 공존·충돌·흡수가 반복됐다.



다음 장 — 시내산에서 언약 비준 의식이 거행된다. 모세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 고대 근동에서 유례없는 장면이 펼쳐진다.




출애굽기 24장 — 피로 맺은 언약


산 아래에서

1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Aaron)과 나답(Nadab)과 아비후(Abihu)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내게로 올라오라. 멀리서 경배하라.

2 모세만 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마라.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마라.”



3 모세가 내려와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규례를 전했다.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4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열두 기둥을 세웠다.

5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다.

6 모세가 피의 절반을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을 제단에 뿌렸다.

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했다.

백성이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8 모세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맺으시는 언약의 피다.”

피 언약의 의미 —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피로 확인됐다. 짐승을 잡아 절반씩 나누고 그 사이를 걷거나(창세기 15장 아브라함 언약), 피를 당사자들에게 뿌리는 방식이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죽음이 내게 임할 것이다”는 맹세다. 모세가 피를 제단(하나님 쪽)과 백성에게 동시에 뿌린 것은 — 양쪽이 모두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선언이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장면을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그림자로 읽는다.





산 위에서 먹고 마시다

9 모세와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갔다.

10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 발 아래는 사파이어로 만든 것 같고 하늘처럼 맑았다.

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 — 이 구절이 특별한 이유는, 고대 근동 어디서도 신을 직접 보고 식사를 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신을 보면 죽는다는 게 당시 공통 신학이었다(출 33:20에서 하나님도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70명의 장로가 하나님을 보고 — 그냥 밥을 먹었다. 언약 식사. 조약 체결 후의 축하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식탁에 함께 앉으셨다는 표현이다.

사파이어 바닥 — 히브리어 ‘리브낫 하사피르(לִבְנַת הַסַּפִּיר)’, 직역하면 ‘사파이어의 벽돌’. 하늘처럼 맑은 푸른빛. 에스겔 1장의 환상에서도 비슷한 이미지가 나온다. 하나님의 임재를 물리적으로 묘사하는 시도들이지만 — 본문은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는다.





모세가 구름 속으로

1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로 올라와 거기 있어라. 백성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써 두었다.”

13 모세가 조수 여호수아(Joshua)와 함께 일어났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14 장로들에게는 말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아론과 훌(Hur)이 너희와 함께 있다.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가라.”

15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16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다.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다.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17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은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다.

모세는 40일 낮과 40밤을 산 위에 있었다.

40일 40야 — 성경에서 ’40’은 완전한 시련의 시간을 나타내는 수다. 노아의 홍수(40일), 광야 40년, 엘리야의 광야 여정(40일), 예수의 시험(40일). 모세는 두 번 40일 동안 산에 있었다(이번과 34장). 구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성막 설계도를 받는다. 이후 5개 장(25~30장)이 그 설계 내용이다.



다음 장 — 모세는 구름 속 40일 동안 성막 설계도를 받는다. 법궤, 속죄소, 등잔대 —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공간의 도면이 펼쳐진다.




출애굽기 25장 — 법궤를 만들어라


성막 자재를 드려라

1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를 위해 예물을 받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서 내 예물을 받아라.

3 받을 예물은 이것이다 — 금, 은, 청동,

4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 고운 아마포, 염소 털,

5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돌고래 가죽, 아카시아 나무,

6 등잔 기름, 거룩한 기름을 위한 향료, 분향을 위한 향료,

7 에봇과 흉배에 박을 홍옥수와 보석들.”

8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내가 그들 가운데 살겠다.

9 내가 네게 보여주는 것 — 성막의 모양과 모든 기구의 모양 — 그대로 만들어라.”

“내가 그들 가운데 살겠다” — 히브리어 ‘샤칸(שָׁכַן)’, 거주하다. 여기서 ‘미쉬칸(מִשְׁכָּן)’,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하나님이 성막을 원하신 이유는 —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가신다. 성막은 이동식 궁전이 아니라 이동식 임재였다.

자재 목록의 세계 — 청색(테헬레트, תְּכֵלֶת)은 지중해 달팽이 무렉스(Murex)에서 채취한 희귀 염료. 자주색도 마찬가지. BC 13세기 지중해 교역로에서 발굴된 무렉스 껍데기 더미가 이 염료 생산을 증명한다. 돌고래 가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하쉬(תַּחַשׁ)’는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 아직 논쟁 중이다 — 듀공(dugong), 돌고래, 바다소 등이 후보다.





법궤 — 언약궤

10 “법궤(언약궤 · Ark of the Covenant)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 높이 1.5규빗(1규빗은 약 45cm — 길이 약 112cm, 너비·높이 약 67cm).

11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두리를 둘러라.

12 금 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발 모서리에 달아라. 고리 두 개는 이쪽, 두 개는 저쪽에.

13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 금을 입혀라.

14 채를 법궤 양쪽 고리에 꿰어라. 그것으로 법궤를 멘다.

15 채는 법궤 고리에 꽂아두고 뽑지 마라.

16 내가 네게 줄 증거판들을 법궤 안에 넣어라.”

법궤의 채 — 채를 영구히 꽂아두라는 명령은 실용적이면서도 신학적이다. 법궤는 언제든 이동 가능해야 한다. 광야에서 성막은 매일 이동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 아무도 법궤를 직접 만져서는 안 됐다(후에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잡다가 죽는 사건이 나온다, 삼하 6장).





속죄소 — 카포레트

17 “속죄소(Mercy Seat · 카포레트 כַּפֹּרֶת)를 순금으로 만들어라.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

18 순금으로 그룹(Cherubim)을 두 개 만들어라. 두들겨 만들어 속죄소 양 끝에 붙여라.

19 한 그룹은 이 끝에, 다른 그룹은 저 끝에. 속죄소와 한 몸으로 양 끝에 만들어라.

20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펼쳐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 얼굴은 서로 마주 보게 하되, 속죄소를 향해 고개를 숙이게 하라.

21 속죄소를 법궤 위에 놓아라. 내가 네게 줄 증거판들을 법궤 안에 넣어라.

22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 증거궤 위에서 —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것을 네게 말하겠다.”

카포레트(כַּפֹּרֶת) — ’덮개’이면서 ’속죄하다(כָּפַר, 카파르)’의 명사형이다. 속죄소는 단순한 뚜껑이 아니다. 대속죄일(욤 키푸르)에 대제사장이 이 위에 피를 뿌리는 —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해결되는 장소다.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겠다”고 하신 자리가 바로 속죄소 위였다.

그룹(Cherubim) — 히브리어 ‘크루빔(כְּרוּבִים)’. 복수형. 천사의 일종이나 사자(獅子)·독수리 등 복합 동물 형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고대 근동에서 왕좌를 호위하는 신화적 존재였다. 이집트·앗시리아·가나안 도상에서 모두 발견된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탱하는 존재로 성경 전체에 나온다(시편 80:1, 에스겔 1장).





상 — 진설병 상

23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

24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테두리를 둘러라.

25 손바닥 너비의 테를 둘러치고 테 둘레에 금 테두리를 만들어라.

26 금 고리 네 개를 만들어 네 발 위 모서리에 달아라.

27 고리는 상을 메는 채를 위한 것이니 테 가까이 붙여라.

28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라. 상을 멜 때 쓴다.

29 접시, 국자, 주전자, 잔을 만들어라. 순금으로. 전제를 붓는 데 쓰는 것들이다.

30 진설병(陳設餠, Bread of the Presence)을 항상 내 앞 상 위에 두어라.”

진설병(陳設餠) — ‘하나님 앞에 놓인 빵’. 매주 안식일에 열두 덩이를 교체했다.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숫자. 사제들만 먹을 수 있었다. 다윗이 도망 중에 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이 빵을 받아먹는 사건이 삼상 21장에 나온다. 예수가 “다윗도 먹었다”며 이 이야기를 인용한다(마 12:3).





등잔대 — 메노라

31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두들겨 만들어라. 밑받침과 줄기, 잔들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만들어라.

32 가지 여섯이 등잔대 양쪽에서 나오게 하라 — 이쪽으로 세, 저쪽으로 세.

33 각 가지에 잔 셋을 만들어라 — 아몬드 꽃 모양으로, 꽃받침과 꽃을 갖추어.

34 등잔대 줄기에는 잔 넷, 꽃받침과 꽃을 갖추어라.

35 여섯 가지에서 나오는 각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을 하나씩, 모두 세 꽃받침이다.

36 꽃받침과 가지들은 등잔대와 한 몸으로 만들어라. 모두 순금을 두들겨 만들어라.

37 등잔 일곱을 만들어 올려라. 등잔들이 앞쪽을 비추게 하라.

38 불집게와 불 받이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39 순금 한 달란트로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40 잘 주의하라. 산 위에서 네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만들어라.”

메노라(Menorah) — 히브리어로 등잔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 중 하나다. 중앙 줄기에 양쪽으로 세 가지씩 뻗는 일곱 가지 구조. 아몬드 꽃(שָׁקֵד, 샤케드) 모양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 — 깨어남의 상징. 한 달란트(約 34kg)의 순금으로 만들었다. BC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Titus)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메노라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장면이 로마 ’티투스 개선문’에 부조로 새겨져 있다.



다음 장 — 성막 자체를 감싸는 열 개의 휘장, 그것을 연결하는 고리, 기둥의 배열. 이동식 성소의 뼈대가 세워진다.




출애굽기 26장 — 성막의 휘장과 기둥


열 개의 휘장

1 “성막을 만들어라. 고운 아마포를 꼬아 만든 열 폭의 휘장으로.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라.

2 각 폭의 길이는 28규빗(약 12.6m), 너비는 4규빗(약 1.8m). 모든 폭의 치수를 같게 하라.

3 다섯 폭을 서로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나머지 다섯 폭도 서로 이어 한 벌을 만들어라.

4 한 벌의 끝 폭 가장자리에 청색 고리를 만들어라. 다른 한 벌의 끝 폭 가장자리에도 마찬가지로.

5 한 벌에 고리 쉰 개, 다른 한 벌에도 고리 쉰 개 —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하라.

6 금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두 벌의 휘장을 연결하라. 그러면 성막이 하나가 된다.”

성막의 구조 원리 — 성막은 조립식이다. 각 부품은 광야 이동에 맞게 규격화됐다. 고리와 갈고리로 연결해 하나의 공간을 만든다. 비율을 분석하면: 가로 10규빗(약 4.5m), 세로 30규빗(약 13.5m)의 내부 공간이 나온다. 이 비율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 두 배로 확대된다.





염소 털 휘장 — 외막

7 “성막 위를 덮는 천막용 휘장을 만들어라. 염소 털로. 열한 폭.

8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약 13.5m), 너비는 4규빗. 열한 폭을 같은 치수로.

9 다섯 폭을 연결하여 한 벌로, 여섯 폭을 연결하여 한 벌로. 여섯째 폭은 천막 앞쪽에서 두 겹으로 접어라.

10 한 벌의 끝 폭 가장자리에 고리 쉰 개, 다른 한 벌의 끝 폭 가장자리에도 쉰 개.

11 청동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두 벌을 연결하라. 그러면 하나가 된다.

12 천막 휘장의 나머지 부분 — 길이의 절반 — 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13 양쪽에서 각 1규빗씩 더 나오는 부분은 성막 양쪽으로 늘어뜨려 덮어라.

14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천막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또 만들어라.”

성막의 겹겹 덮개 — 안에서 밖으로: ①그룹 수놓은 고운 아마포 휘장(안쪽) → ②염소 털 천막 → ③붉게 물든 수양 가죽 → ④돌고래 가죽(바깥층). 네 겹 구조. 바깥 두 겹은 방수·내구성을 위한 것이다. 안쪽 두 겹은 미적·신학적 기능이다 — 그룹이 새겨진 아마포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분위기를 담는다.





아카시아 나무 널판

15 “성막의 널판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서서 세울 것들이다.

16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약 4.5m), 너비는 1.5규빗(약 67cm).

17 각 판에 촉 두 개를 만들어 서로 맞물리게 하라. 성막의 모든 판을 이렇게 만들어라.

18 판은 이렇게 세워라 — 남쪽에 스무 개.

19 스무 개 판 아래에 은 받침 마흔 개를 만들어라. 각 판 아래 두 촉을 위한 받침 두 개.

20 성막 북쪽에도 스무 개 판.

21 은 받침 마흔 개, 각 판 아래 둘씩.

22 성막 뒤쪽 서편에 판 여섯 개.

23 뒤쪽 모서리를 위한 판 두 개를 더 만들어라.

24 아래에서 위까지 쌍으로 연결하고, 꼭대기의 고리 하나로 맞춰라. 두 모서리 판이 모두 그렇게.

25 판은 여덟 개, 은 받침 열여섯 개, 각 판 아래 둘씩.

26 아카시아 나무로 띠를 만들어라. 남쪽 판들을 위해 다섯 개,

27 북쪽 판들을 위해 다섯 개, 서편 뒤쪽 판들을 위해 다섯 개.

28 가운데 띠는 판들의 중간을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르게 하라.

29 판들은 금을 입혀라. 띠를 끼울 금 고리를 만들어라. 띠도 금을 입혀라.

30 산 위에서 네게 보여준 설계대로 성막을 세워라.”





안쪽 휘장 —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31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고운 아마포를 꼬아 휘장을 만들어라. 그룹을 기술 있게 수놓아라.

32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기둥 네 개에 걸어라.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라. 기둥을 위한 은 받침 네 개를 만들어라.

33 갈고리 안쪽에 휘장을 드리워라. 그 휘장 안쪽에 언약궤를 들여놓아라.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34 속죄소를 지성소 안 언약궤 위에 놓아라.

35 상은 휘장 바깥 북쪽에 두어라. 등잔대는 상 맞은편 남쪽에 두어라.”

지성소(Holy of Holies) — 히브리어 ‘코데쉬 하코다쉼(קֹדֶשׁ הַקֳּדָשִׁים)’. 성막의 가장 안쪽 공간. 법궤와 속죄소가 놓이는 곳. 오직 대제사장만, 오직 1년에 한 번(대속죄일) 들어갈 수 있었다. 성막 전체가 동심원적 거룩 구조로 설계됐다 — 뜰(누구나) → 성소(제사장만) → 지성소(대제사장만, 연 1회). 거룩함이 중심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구조다.





성막 문 — 동쪽 입구 휘장

36 “성막 문을 위해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고운 아마포를 꼬아 수 놓아 가리개를 만들어라.

37 그 가리개를 위해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다섯 개를 만들어라.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라. 기둥을 위한 청동 받침 다섯 개를 만들어라.”

성막의 방향 — 성막 입구는 동쪽을 향한다. 에덴동산 입구도 동쪽이었고(창 3:24), 예루살렘 성전도 동향이었다. 태양이 뜨는 방향, 빛이 들어오는 방향.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들어갈 때 서쪽(지성소)을 향하게 되는 구조다. 솔로몬 성전은 이 설계를 확장해 돌로 지었다 — 성막이 그 원형이다.



다음 장 — 번제단의 설계와 뜰의 경계가 정해진다.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에 청동을 씌워 만든다.




출애굽기 27장 — 번제단과 성막 뜰


번제단

1 “번제단을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5규빗(약 2.25m), 너비 5규빗의 정사각형, 높이 3규빗(약 1.35m).

2 단의 네 모서리에 뿔을 만들어라. 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청동을 입혀라.

3 재를 담는 항아리, 부삽, 뿌리는 대야, 고기 갈고리, 불 그릇 — 모든 기구를 청동으로 만들어라.

4 단을 위해 청동 그물을 만들어라. 그물 네 모서리에 청동 고리 네 개를 만들어라.

5 그물을 단 둘레 아래 테 밑에 두어라. 그물이 단의 절반까지 오게.

6 단을 메는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청동을 입혀라.

7 채를 고리에 꿰어라. 단을 멜 때 채가 단 양쪽에 있어야 한다.

8 단은 속이 빈 판자로 만들어라. 산 위에서 네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번제단(Altar of Burnt Offering) — 히브리어 ‘미즈베아흐(מִזְבֵּחַ)’. 제물을 불태우는 곳. 성막 뜰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기구다. 뿔(horn)은 제단의 신성함을 상징한다. 위기의 사람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보호받는다는 관행이 있었다(왕상 1:50). 청동은 불에 강한 금속. 금(지성소)→은(성소)→청동(뜰) 순으로 재료가 달라지는 것도 거룩함의 동심원 구조를 반영한다.





성막의 뜰

9 “성막 뜰을 만들어라. 남쪽에 뜰의 휘장을 고운 아마포로 만들어라. 길이 100규빗(약 45m).

10 기둥 스무 개, 청동 받침 스물, 기둥의 고리와 연결대는 은으로.

11 북쪽도 마찬가지로 길이 100규빗. 기둥 스무 개, 청동 받침 스물, 고리와 연결대는 은.

12 뜰의 서편은 너비 50규빗(약 22.5m)의 휘장. 기둥 열 개, 받침 열 개.

13 뜰의 동편도 너비 50규빗.

14 문 한쪽에 휘장 15규빗(약 6.75m). 기둥 셋, 받침 셋.

15 문 다른 쪽에도 15규빗의 휘장. 기둥 셋, 받침 셋.

16 뜰 문에 너비 20규빗(약 9m)의 가리개를 만들어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고운 아마포를 꼬아 수놓아 만들어라. 기둥 넷, 받침 넷.

17 뜰 둘레의 모든 기둥에 은 연결대와 은 고리를 달고, 청동 받침을 세워라.

18 뜰의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5규빗(약 2.25m). 아마포 휘장, 청동 받침.

19 성막의 모든 기구, 모든 말뚝, 뜰의 모든 말뚝 — 청동으로 만들어라.”

뜰의 크기 — 100규빗 × 50규빗(약 45m × 22.5m). 번제단은 뜰 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뜰까지 접근할 수 있었지만 성소 내부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뜰은 공동체의 공간, 성소는 제사장의 공간, 지성소는 대제사장의 공간 — 거룩의 층위가 물리적 경계로 표시됐다.





등잔대의 기름

20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 등잔대에 쓸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짜서 가져오게 하라.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21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 증거판 앞의 휘장 바깥에서 —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등불을 살펴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다 — 성소의 불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번째 일상 의무가 등불 관리였다. 매일 밤 신선한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켰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어린 조수로 성소에서 잘 때 —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삼상 3:3)는 구절이 있다. 그 일상적 풍경이 여기서 규정됐다.



다음 장 — 제사장 옷의 설계가 시작된다. 에봇, 흉배, 관, 속옷.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을 거룩한 옷이 색과 재료와 보석의 언어로 묘사된다.




출애굽기 28장 — 거룩한 옷


제사장 옷의 목적

1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라.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Eleazar · ㉸ 엘아자르), 이다말(Ithamar · ㉸ 이타마르) — 그들이 나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

2 네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3 지혜로운 마음을 내가 채워준 기술자들에게 말하라. 아론의 옷을 만들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나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

4 만들어야 할 옷은 이것이다 — 흉배(호심경·판결흉배), 에봇(Ephod), 겉옷, 주름 있는 속옷, 두건, 허리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나를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제사장 옷 — 히브리어 ‘빅데이 코데쉬(בִּגְדֵי קֹדֶשׁ)’, 거룩의 옷. 다섯 가지 주요 의복이 나온다: 에봇, 흉배, 겉옷, 속옷, 두건. 대제사장(아론)의 옷이 가장 정교하고 그 아들들의 옷은 단순했다. 옷 자체가 직분을 표시하고 거룩함을 구현했다. 제사장 임명식에서 옷 입히는 행위가 핵심 의식이었다.





에봇

5 “금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 고운 아마포를 가져다 사용하라.

6 에봇을 금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 고운 아마포를 꼬아 기술 있게 만들어라.

7 에봇 양 어깨에 두 끈을 붙여 연결하게 하라.

8 에봇 위에 두르는 띠도 같은 재료로 — 금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 고운 아마포를 꼬아 — 에봇과 하나로 만들어라.

9 홍옥수 두 개를 가져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10 출생 순서대로 — 한 보석에 여섯, 다른 보석에 여섯.

11 보석 장인이 도장을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두 보석에 새겨라. 금 테에 물려라.

12 두 보석을 에봇 두 어깨 끈에 달아라.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는 보석들로. 아론이 두 어깨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13 금 테두리를 만들어라.

14 순금으로 두 사슬을 꼬아 새끼처럼 만들어 금 테두리에 달아라.”

에봇(Ephod) — 정확한 형태는 논쟁 중이다. 앞뒤 두 쪽으로 나뉜 조끼나 어깨걸이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어깨 위 두 보석에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졌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를 “짊어지고” 들어가는 상징이다. 제사장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자리였다.





흉배 — 판결흉배

15 “판결 흉배(호심경·흉패 · Breastpiece of Judgment)를 만들어라. 기술 있게. 에봇과 같은 재료로 — 금실, 청색, 자주색, 홍색 실, 고운 아마포를 꼬아.

16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 각 1뼘(약 22cm).

17 보석을 박아라. 네 줄로.

첫째 줄 — 홍옥수, 황옥, 녹주옥.

18 둘째 줄 — 석류석, 사파이어, 금강석.

19 셋째 줄 — 호박, 마노, 자수정.

20 넷째 줄 — 녹옥, 홍줄마노, 벽옥. 모두 금 테에 물려라.

21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열두 개 —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도장 새기듯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겨라.

22 흉배를 위해 순금으로 사슬을 꼬아 새끼처럼 만들어라.

23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흉배 두 끝에 달아라.

24 꼰 금 사슬 두 개를 흉배 끝의 두 고리에 달아라.

25 두 사슬의 다른 끝을 에봇 어깨 끈의 두 테두리에 달아라. 앞쪽에.

26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흉배 두 끝 — 에봇 쪽을 향한 안쪽 가장자리에 — 달아라.

27 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 두 어깨 끈 아래쪽 앞에 달아라. 에봇 띠 가까이, 위쪽에.

28 흉배의 고리와 에봇의 고리를 청색 끈으로 묶어라. 에봇 띠 위에 흉배가 꼭 맞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29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흉배를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는 것으로 삼아라.

30 판결 흉배 안에 우림과 둠밈(Urim and Thummim · ㉸ 우림과 툼밈)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것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가슴에 담는다.”

우림과 둠밈 — 히브리어 ‘우림(אוּרִים)’과 ’둠밈(תֻּמִּים)’. 각각 ’빛들’과 ’완전함들’이라는 뜻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 않다. 신탁 도구로 사용됐다 —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수단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주사위나 특별한 돌을 뽑거나 던졌다는 설이 있지만 — 성경 본문에는 그 작동 방식이 설명되지 않는다. 후기로 갈수록 예언자를 통한 신탁이 우림·둠밈을 대체하게 된다.





에봇 겉옷

31 “에봇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라.

32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을 가운데에 내고 그 둘레에 짠 테두리를 달아라.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33 옷자락 둘레에 청색, 자주색, 홍색 실로 만든 석류 열매 모양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 방울을 달아라.

34 금 방울, 석류 열매, 금 방울, 석류 열매 — 옷자락 둘레로 번갈아가며.

35 아론이 섬길 때 입어야 한다. 성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려야 한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방울 소리 —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울렸다. 지성소는 보이지 않는 공간, 하나님의 임재 앞이다. 방울 소리는 사제가 살아 있음을, 여전히 움직이고 있음을 바깥에서 알 수 있게 했다. 지성소 안의 사제는 혼자가 아니다 — 소리가 이어지는 한, 공동체 전체가 그와 함께 있다는 신호였다.





두건과 속옷, 그 외

36 “순금으로 판을 만들어 도장 새기듯 ’하나님께 거룩함’을 새겨라.

37 청색 끈으로 두건 앞에 달아라.

38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허물을 담당한다. 항상 그 이마에 있게 하여 그 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39 고운 아마포로 주름 있는 속옷을 만들어라. 고운 아마포로 두건을 만들어라. 수놓아 허리띠를 만들어라.

40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 속옷을 만들어라. 허리띠도 만들어라. 두건도 만들어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41 이것들을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혀라. 기름을 부어라. 그 손에 권한을 주어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

42 아마포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몸을 가리게 하라.

43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섬기려고 제단 가까이 갈 때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짊어지고 죽지 않는다. 아론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규례다.”

“이마에 새긴 글자” — ‘하나님께 거룩함(קֹדֶשׁ לַיהוָה)’. 이마에 달린 금판이 대제사장의 정체성을 선언했다. 무엇을 위해 구별됐는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다는 이미지가 이 금판을 배경으로 한다.



다음 장 —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절차가 이어진다. 수양을 잡고 피를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른다. 7일 동안의 위임식이다.




출애굽기 29장 — 제사장 위임식


위임식 준비

1 “그들을 나를 섬길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하라. 흠 없는 어린 황소 한 마리, 흠 없는 숫양 두 마리를 가져오라.

2 누룩 없는 빵, 기름 섞은 누룩 없는 과자,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얇은 빵을 밀가루로 만들어라.

3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라. 황소와 두 숫양과 함께 가져오라.

4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오라. 물로 씻겨라.

5 옷을 입혀라 — 속옷, 에봇 겉옷, 에봇, 흉배를 아론에게. 에봇 띠로 묶어라.

6 두건을 머리에 씌워라. 거룩한 금관을 두건에 달아라.

7 기름을 머리에 부어 바름으로써 거룩하게 하라.

8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라. 속옷을 입혀라.

9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두르고 두건을 씌워라. 이로써 그들은 영원한 규례에 따라 제사장직을 맡는다.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권한을 주어라.”

“손에 권한을 주어라” — 히브리어 원문은 ‘밀레 야드(מִלֵּא יָד)’, 직역하면 ‘손을 채우다’. 제사장 임명을 뜻하는 전문 용어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상을 만지는 행위가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는 개념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제물(짐승)을 손에 쥐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 제사장은 제물을 통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선다.





수송아지 — 속죄 제사

10 “황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황소 머리에 손을 얹어라.

11 황소를 하나님 앞에서, 회막 문에서 잡아라.

12 황소의 피를 가져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남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아라.

13 내장을 덮은 기름 전부, 간 위의 기름 덩이,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라.

14 황소의 고기, 가죽, 똥은 진 바깥에서 불태워라. 그것은 속죄제다.”





첫 번째 숫양 — 번제

15 “숫양 하나를 가져오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라.

16 숫양을 잡아라. 피를 가져다 제단 사방에 뿌려라.

17 숫양을 토막 내라. 내장과 다리는 씻어 토막 낸 것과 머리 곁에 두어라.

18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번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두 번째 숫양 — 위임 제사

19 “다른 숫양을 가져오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라.

20 숫양을 잡아라. 피를 가져다 아론의 오른쪽 귓불에 바르고,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에도 바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 남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려라.

21 제단 위의 피와 기름 바르는 기름을 가져다 아론과 그의 옷,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 옷,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해진다.

22 숫양의 기름 — 꼬리 기름, 내장을 덮은 기름, 간 위의 기름 덩이,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오라. 이것이 위임식 숫양이다.

23 하나님 앞의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 기름 넣은 과자 하나, 얇은 빵 하나를 가져오라.

24 이 모든 것을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놓고 흔드는 제사(요제)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라.

25 그들의 손에서 받아 제단의 번제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26 아론의 위임식 숫양에서 가슴을 가져다 흔드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라. 이것이 너의 몫이 된다.

27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에서 흔들어 드린 가슴과 들어 올린 넓적다리를 거룩히 구별하라.

28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드리는 영원한 몫이다. 화목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들어 올리는 몫이다.”

귀, 엄지, 엄지 — 오른쪽 귓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다. 전신을 상징하는 세 점이다. 듣는 기관, 일하는 손, 걷는 발 — 제사장의 온몸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선언이다. 나중에 정결 예식에서 나병이 나은 사람도 같은 세 곳에 기름을 바른다(레 14:14). 그 의식이 제사장 위임식을 거울로 삼은 것이다.





7일 동안

29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 아들들이 받아 입게 하라.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안에서 손에 권한을 받게 하라.

30 아론을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기게 될 때 7일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31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라.

32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숫양 고기와 광주리의 빵을 회막 문에서 먹어라.

33 그들의 손에 권한을 주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제물 — 그것들을 먹어라. 거룩히 구별되지 않은 자는 먹으면 안 된다.

34 위임식 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으면 — 불태워라. 먹지 마라. 거룩한 것이다.

35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가 명한 대로 7일 동안 행하라.

36 매일 속죄제로 황소를 잡아 속죄해야 한다.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 제단을 깨끗하게 하라.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라.

37 7일 동안 제단을 속죄하고 거룩히 구별하라. 그러면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진다. 제단에 닿는 것은 모두 거룩해진다.”

7일 위임식 — 7은 완전수. 아론과 아들들은 7일 동안 회막 안에 머물며 반복해서 의식을 치른다. 이 패턴은 창조의 7일, 노아 홍수의 7일 기다림, 유월절 7일과 연결되는 성경의 일관된 숫자 신학이다. 제사장직은 즉각 시작되는 게 아니라 7일의 형성 기간이 있어야 한다.





매일 드리는 번제

38 “제단 위에서 매일 드릴 것 — 1년 된 어린양 두 마리, 매일.

39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40 한 마리와 함께 — 고운 밀가루 10분의 1에파(약 2.2리터), 찧은 기름 4분의 1힌(약 1리터)을 섞어. 부어 드리는 전제(奠祭)로 포도주 4분의 1힌.

41 저녁의 한 마리도 아침과 같이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의 화제로.

42 이것이 대대로 — 회막 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영원한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네게 말하겠다.

43 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그곳은 내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44 나는 회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겠다.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겠다.

45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46 그들은 내가 그들 가운데 살려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매일 드리는 번제(타미드, תָּמִיד) — ‘항상’, ’끊임없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침과 저녁 두 번의 번제는 이스라엘 예배 생활의 리듬이 됐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 관행이 지속됐다. BC 70년 성전 파괴로 타미드가 끊어졌을 때 — 유대인들은 그것을 역사적 비극의 절정으로 기억했다. 다니엘서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가 폐해지는” 예언은 이 제도의 상징적 무게를 보여준다(단 11:31).



다음 장 —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의 설계. 성막의 마지막 기구들이 완성된다.




출애굽기 30장 — 향과 기름, 거룩함의 냄새


분향단

1 “분향단을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향을 피우기 위한 것.

2 길이 1규빗(약 45cm), 너비 1규빗의 정사각형. 높이 2규빗(약 90cm). 뿔은 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3 윗면과 사방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혀라. 주위에 금 테두리를 둘러라.

4 금 고리 두 개를 테두리 아래 양쪽에 달아라. 채를 꿰는 고리다.

5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것으로 단을 멘다.

6 분향단을 증거궤 앞의 휘장 앞에 두어라. 내가 너를 만날 속죄소 앞에.

7 아론이 아침마다 등불을 살필 때 그 위에 향을 피워라.

8 저녁에 아론이 등불을 켤 때에도 향을 피워라.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피우는 향이다.

9 그 위에 다른 향을 피우지 마라. 번제도 소제도 드리지 마라. 전제를 붓지 마라.

10 아론이 1년에 한 번 그 뿔들 위에서 속죄해야 한다. 속죄제의 피로. 대대로 매년. 그것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다.”

분향단(Altar of Incense) — 성소 안, 지성소와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였다. 향은 하루 두 번 아침저녁으로 피웠다. 향 연기는 기도의 상징이었다 — 시편 141편 2절에서 “내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오르게 하소서”라고 노래한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 연기로 표현된다. 분향단은 번제단(청동)보다 안쪽에 있었고 금으로 만들어졌다 — 그 위치가 거룩함의 위계를 표시한다.





인구 조사와 속전

11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셀 때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수를 셀 때 재앙이 오지 않는다.

13 계수된 자들은 저마다 — 성소 세겔로 은 반 세겔씩 내어라. 성소 세겔은 20게라다. 반 세겔이 하나님을 위한 헌금이다.

14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드리는 헌금이다.

15 부자도 반 세겔보다 더 내지 않는다. 가난한 자도 반 세겔보다 적게 내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생명의 속전이다.

16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을 위한 일에 써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기념이 되어 생명을 속죄하게 된다.”

인구 조사와 속전 — 사람의 머리 수를 세는 것은 고대에 위험한 행위로 여겼다. 군사 징집이나 과세를 위한 계수는 신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삼하 24장)에서 재앙이 일어난 것이 그 기억이다. 이 속전은 계수의 대가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방식이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똑같이 반 세겔 —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의 가치는 같다.





물두멍

17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 “청동 물두멍(Bronze Basin)을 만들어라. 청동 받침을 갖추어. 씻기 위한 것이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어라. 거기에 물을 담아라.

19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손과 발을 씻어라.

20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서 섬기려고 가까이 갈 때 — 물로 씻어야 한다. 죽지 않도록.

21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 죽지 않도록. 이것이 아론과 그 후손에게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물두멍 — 손발을 씻는 정결 의식. 번제단과 성막 입구 사이에 놓여,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했다. 거룩함에 가까이 가기 전 씻는다 — 물리적 씻음이 신학적 준비를 표시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것이 거대한 청동 바다(בַּיִּם, 야임)와 열 개의 이동식 수레로 확장된다(왕상 7장).





거룩한 기름 — 관유

2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최상품 향료들을 가져오라 — 몰약(myrrh) 500세겔, 향기로운 육계(cinnamon)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calamus) 250세겔,

24 계피(cassia) 500세겔 — 성소 세겔로. 올리브 기름 1힌(약 4리터).

25 이것으로 거룩한 기름, 관유(Anointing Oil)를 만들어라. 향료를 잘 섞는 자의 방식으로 만든 거룩한 향 기름이다.

26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기름을 바르고,

27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와 그 기구, 분향단,

28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발라라.

29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러면 지극히 거룩해진다. 그것들에 닿는 것은 모두 거룩해진다.

30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나를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라.

3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것은 대대로 내게 드리는 거룩한 기름이다.

32 사람의 몸에 붓지 마라. 같은 비율로 만들지 마라. 그것은 거룩하다. 너희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33 이것과 같이 만드는 자, 이방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관유 재료들 — 몰약은 아라비아·에티오피아 수목에서 나오는 수지. 육계(시나몬)는 스리랑카·인도산. 창포는 인도·아시아 원산. 계피는 남아시아. 이 재료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확보 가능했는지 — 학자들이 논의한다. 이집트 탈출 시 가져왔거나, 광야 무역로를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향료들은 이집트 왕실 미라 처리와 신전 의식에도 사용됐다.





거룩한 향

34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향료들을 가져오라 — 소합향(stacte), 나감향(onycha), 풍자향(galbanum), 그리고 순수한 유향(frankincense) — 각 같은 분량으로.

35 향을 만들어라. 향료를 잘 섞는 자의 방식으로, 소금을 쳐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36 그 일부를 곱게 갈아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라. 내가 너를 만날 곳이니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라.

37 이것과 같은 비율로 향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여겨라.

38 냄새를 즐기려고 이것과 같이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향의 독점성 — 관유와 향 모두 성막 전용이었다. 개인 용도로 같은 배합을 만드는 것은 금지됐다. 거룩함은 분리에서 온다 — 구별됨, 전용됨. 이 원칙은 히브리어 ‘카도쉬(קָדוֹשׁ, 거룩하다)’의 어근적 의미와 일치한다. 카도쉬는 ’잘라낸’, ’구분된’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

유향(frankincense) — 보스웰리아(Boswellia) 나무 수지. 아라비아 남부와 아프리카 원산. 오늘날에도 교회 예배와 가톨릭 미사에서 사용된다. 예수 탄생 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 중 하나(마 2:11). 4000년 전부터 신성한 의식에 쓰인 향이다.



다음 장 — 하나님이 성막 건설을 맡을 장인을 직접 지명한다. 유다 지파의 베살렐(Bezalel · ㉸ 브살르엘)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Oholiab)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기술과 지혜를 채워주셨다고 본문은 말한다.




출애굽기 31장 — 첫 번째 예술가


이름이 불렸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봐라. 내가 베살렐(Bezalel · ㉸ 브살르엘)을 지명해 불렀다. 유다 지파, 우리(Uri)의 아들, 훌(Hur)의 손자다.

3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웠다. 지혜와 총명, 지식, 온갖 기술을 주었다.

4 그가 금, 은, 놋으로 뛰어난 물건을 설계하고 만들 것이다.

5 보석을 깎아 박고, 나무를 조각하고 — 온갖 것을 만들어 낼 것이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다”고 말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언자도, 제사장도, 지도자도 아니었다. 장인(匠人), 공예가였다.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손재주가 —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였다.

6 “또 내가 단(Dan) 지파, 아히사막(Ahisamach)의 아들 오홀리압(Oholiab)을 그와 함께 세웠다.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내가 지혜를 주었다. 그들이 내가 명한 것을 다 만들 것이다.

7 회막과 언약궤, 그 위 속죄 덮개,

8 회막의 모든 기구들, 상과 그 위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그 기구들, 분향단,

9 번제단과 그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

10 정교하게 만든 옷들 — 제사장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을 옷,

11 기름 붓는 데 쓸 기름, 성소에서 쓸 향. 내가 명한 대로 다 만들어야 한다.”

베살렐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다. 히브리어 בְּצַלְאֵל(베찰르엘).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 훗날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나올 지파, 그 지파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첫 이름이 나왔다.

오홀리압은 단 지파다. 오홀리압(אָהֳלִיאָב)은 ’아버지의 천막’이라는 뜻. 두 사람 — 유다와 단, 이스라엘의 남쪽 지파와 북쪽 지파가 함께 일했다.





안식일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3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시다 — 대대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14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15 엿새 동안은 일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여호와를 위한 완전한 안식일이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16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

17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시다.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 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막 건축 지시가 끝나는 지점에서 안식일 명령이 다시 나온다. 순서가 의미심장하다 — 성막을 지을 때도, 안식일을 어겨서는 안 된다. 아무리 거룩한 건축 작업이라도. 랍비들은 이 배치 때문에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노동 목록을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작업들에서 추려냈다.





두 돌판

18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고, 돌판 두 개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돌판이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돌판” — 같은 표현이 이집트 재앙 이야기에 한 번 나왔다. 파라오의 술사들이 이 기적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 인정했던 그 장면(출 8:19). 이제 같은 손이 돌에 글씨를 새겼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모세가 40일을 산에 있는 동안 — 백성은 지쳐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론에게 갔다.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 금송아지의 밤


백성이 기다리지 못했다

1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졌다.

백성이 아론에게 몰려갔다.

“어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저 모세 —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오.”

40일이 지났다. 연기와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 사람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원한다. 그 심리가 여기서 폭발한다.

2 아론이 대답했다. “아내들 귀에서, 아들딸들 귀에서 금 귀걸이를 빼어 내게 가져오시오.”

3 백성이 모두 금 귀걸이를 빼 아론에게 가져왔다.

4 아론이 받아서 조각칼로 금을 다듬어 —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백성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신이다!”

고대 근동 배경 — 황소 신상은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 신 엘(El)과 폭풍신 바알(Baal)의 상징이었다. 이집트에서는 성스러운 황소 아피스(Apis)를 신으로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자랐고, 가나안 문화권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의 형상은 황소였다.

아론이 만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여호와를 황소 형상으로 상징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후대 북왕국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신들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왕상 12:28)은 여기의 언어를 거의 그대로 반복한다. 이 날의 기억이 이스라엘 역사의 오래된 상처가 됐다.

5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다.

아론이 선포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6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리고 일어나 즐겼다.





산 위에서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이 타락했다.

8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에서 그렇게 빨리 벗어났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보고 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0 이제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분노가 그들에게 타올라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나를 내버려 두어라” — 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막지 말라고 한다.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숨기지 않는다. 모세의 중보가 결과를 바꿀 것이다.





모세의 중보

11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간청했다.

“여호와여, 왜 주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가 타오르십니까? 주께서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그 백성입니다.

12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없애버리려는 나쁜 뜻으로 이끌어 냈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제발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생각을 그치소서.

13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주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말한 이 땅을 다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고.”

14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내세운 논거는 두 가지다. 하나, 여호와의 평판 — 이집트가 뭐라 할 것인가. 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보 기도의 뼈대다.





산에서 내려오며

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왔다. 돌판 두 개가 그의 손에 있었다. 앞뒤로 다 써 있었다.

16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글씨였다.

17 여호수아(Joshua)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18 모세가 대답했다.

“이기는 소리가 아니고, 지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는 것은 노래 소리다.”

19 진영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춤추는 것이 보였다.

모세가 분노에 불탔다. 손에 있던 돌판 두 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부수었다.

돌판을 던진 것 —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다. 계약이 파기됐다는 행위적 선언이다.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문서였다. 백성이 이미 언약을 깼으니, 돌판은 이미 무효였다. 모세는 그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

20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빻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아론에게

21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형에게 무엇을 했기에, 형이 이렇게 큰 죄에 빠트렸소?”

22 아론이 대답했다.

“내 주여, 진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형도 아시지 않습니까.

23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주시오. 저 모세 —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는 모르오’라고요.

24 그래서 내가 ’금이 있는 사람은 빼시오’라고 했더니 가져왔습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아론의 변명 — “던졌더니 저절로 나왔습니다.” 조각칼로 직접 다듬었다는 4절과 다르다. 책임을 피하는 오래된 방식이다. 아담이 “이 여자가 주었습니다”라고 한 것, 그 구조가 그대로다.





레위 자손의 칼

25 모세가 보니 백성이 통제를 잃고 있었다. 아론이 그들을 풀어버렸다.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26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외쳤다.

“누가 여호와 편이냐? 내게로 오너라.”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에게로 왔다.

27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지나가며 형제든, 친구든, 이웃이든 죽여라.”

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 그 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었다.

레위 자손이 칼을 든 날 — 이것은 레위 지파가 나중에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는 배경이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는 자들, 경계를 지키는 자들로. 폭력적인 장면이지만, 본문은 그것을 충성의 증거로 기록한다.

29 모세가 말했다. “오늘 여호와를 위해 너희 손을 채워라 — 형제와 아들도 죽임으로써. 오늘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모세의 두 번째 청원

3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가겠다. 어쩌면 너희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31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아뢰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32 이제 —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놓는다.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멸망을 자청하는 것이다.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을 대신 바치겠다는 청원이다. 본문은 이것을 조용하게, 담담하게 적는다.

3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내게 범죄한 자를 내가 내 책에서 지울 것이다.

34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겠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묻겠다.”

35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론이 만든 송아지 때문이었다.



산 아래에서 일어난 그 하루가 지나갔다. 돌판은 깨졌고, 송아지는 가루가 됐고, 3,000명이 죽었다. 그러나 여호와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다음 장 —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묻는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출애굽기 33장 — 당신의 얼굴


떠나라, 그러나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떠나라. 너와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백성이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거라.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2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겠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3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다가 너희를 멸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준다. 그러나 — 자신은 함께 가지 않겠다. 목적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모세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백성이 이 가혹한 말을 듣고 슬퍼했다. 아무도 몸을 꾸미지 않았다.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멸해버릴 것이다. 이제 몸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6 이스라엘 자손은 호렙(Horeb)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냈다.





회막

7 모세가 천막을 가져다 진영 밖 멀찍이 쳤다. 회막(Tent of Meeting)이라 불렀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누구든 진영 밖 회막으로 나갔다.

8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마다 백성이 모두 일어났다. 각자 자기 천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

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섰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10 백성이 구름 기둥이 회막 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천막 문에서 엎드렸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그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보다 더 친밀하게 표현한 문장이 드물다. 모세가 산에서 여호와를 만나는 방식은 다른 누구와도 달랐다. 그 특별함이 여기서 단 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모세의 청원

12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 너는 내 눈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13 이제 — 내가 정말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를 알아 주의 눈에 계속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생각해 주소서.”

14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직접 가겠다. 네게 쉼을 주겠다.”

15 모세가 말했다.

“주께서 직접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16 내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것과 이 백성이 주의 백성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의 모든 백성과 구별됩니다.”

모세의 논리 — 땅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동행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 없이 도착하는 것은 —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청원의 핵심이다.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 너는 내 눈에 은혜를 입었고,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18 모세가 말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전환처럼 보인다. 방금 동행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모세는 더 달라고 한다. 이 청원이 이 장의 가장 깊은 곳이다. 모세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간다는 말 — 그 이상을 원했다. 그 분을 직접 보고 싶었다.

1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네 앞을 지나가게 하겠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20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21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봐라. 내 곁에 있는 자리가 있다. 그 바위 위에 서라.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기까지 내 손으로 너를 가리겠다.

23 그 후에 내가 손을 거두겠다. 그러면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 히브리어 아하라이(אַחֲרַי), ‘뒤’, ‘지나간 자리’. 이것은 얼굴이 아니라 지나간 흔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그 자리에 남은 것.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지나간 자리를 보았다. 본문은 이 한계와 친밀함을 동시에 적는다.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안다” — 이 한 마디가 33장 전체를 떠받친다. 모세는 이름으로 불린 사람이다. 황무지의 불꽃에서 처음 불렸던 그 이름.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부른다. 그것이 모세의 담대함의 근거였다.



다음 장 —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신다. 그분의 이름이 선포된다. “여호와,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그리고 모세는 다시 땅에 엎드린다.




출애굽기 34장 — 두 번째 돌판


다시 올라가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다듬어라. 네가 부순 처음 돌판에 새겨진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다시 새기겠다.

2 아침에 준비하여 시내산에 올라라. 산꼭대기에서 내 앞에 서라.

3 아무도 함께 올라오지 못한다. 산 어디에도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양도 소도 산 아래에서 풀을 뜯어서는 안 된다.”

4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다듬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돌판 두 개를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됐다

5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 내려오셨다. 그 곁에 서서 —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6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여호와, 여호와 —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 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

7 수천 대에 이르도록 사랑을 베풀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분. 그러나 죄 있는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며,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손자에게, 삼사대까지 갚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다 — 히브리 전통에서 “13가지 속성”으로 부르는 목록. 유대교 기도에서 대속죄일(욤 키푸르)에 반복적으로 낭독되는 본문이다. 자비와 심판이 함께 나온다. 어느 하나만이 아니다.

히브리어 헤세드(חֶסֶד) — “사랑”으로 번역되지만, 그보다 넓다. 언약 안에서의 충실한 사랑, 관계에서 오는 의리, 끊어지지 않는 헌신. 영어로는 “steadfast love”, “lovingkindness”로 번역된다. 한 단어로 옮기기 어려운 말이다.

8 모세가 서둘러 땅에 엎드렸다. 경배했다.

9 모세가 말했다.

“주여, 내가 정말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언약의 갱신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전에 네 민족 가운데서도, 어느 땅에서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기이한 일들을 네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겠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내가 네게 행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임을.

11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지켜라. 내가 너 앞에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쫓아낼 것이다.

12 너희가 들어가는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덫이 될 것이다.

13 오히려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석상을 부수어라.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라.

14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15 그 땅 백성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자기 신들을 따라 음란하게 다니며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너희를 초대할 것이다. 너희가 그 음식을 먹는다면,

16 그들의 딸을 네 아들에게 데려올 것이다. 그들의 딸이 자기 신들을 따라 음란하게 굴다가 네 아들도 그 신들을 따라 음란하게 만들 것이다.”

17 “너는 쇠를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마라.”

18 “무교절을 지켜라. 아빕월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19 “처음 태어나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네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것도 — 소든 양이든 수컷이면 내 것이다.

20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양으로 대신 바쳐라. 대신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라. 네 아들의 맏아들은 모두 대속해야 한다.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마라.”

21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밭 갈 때도, 거둘 때도 쉬어야 한다.”

22 “칠칠절, 곧 밀의 첫 열매 때를 지켜라.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23 너희 모든 남자는 일 년에 세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 앞에 나타나야 한다.

24 내가 네 앞에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내고 네 경계를 넓힐 것이다. 네가 일 년에 세 번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나타나러 올라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25 “내게 드리는 제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마라. 유월절 제물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26 네 땅의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라. 어린 염소를 어미 젖으로 삶지 마라.”

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들을 기록해라. 이 말들에 따라 내가 너 및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

28 모세가 거기서 사십 일 낮 사십 일 밤을 여호와와 함께 있었다.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셨다.





빛나는 얼굴

29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돌판 두 개가 그의 손에 있었다. 내려올 때 모세는 자신의 얼굴 피부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와 말했기 때문이었다.

30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모세를 보았다. 그의 얼굴 피부가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이 나아가기가 두려웠다.

31 모세가 그들을 불렀다.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왔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32 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나아왔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 들은 모든 것을 명령으로 전해주었다.

33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쳤다. 그러고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34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말할 때마다 수건을 벗었다. 나올 때까지. 나와서는 명령받은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모세가 다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히브리어 카란(קָרַן) — “빛나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뿔이 돋다”는 뜻도 된다. 이 양의성 때문에 4세기 라틴어 번역 불가타(Vulgata)는 이를 “모세의 얼굴에 뿔이 생겼다”(cornuta esset facies)로 번역했다. 그 번역을 본 미켈란젤로가 1515년경 로마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성당을 위해 조각한 유명한 모세 상에 뿔을 새겼다. 그 뿔 달린 모세 조각이 오늘도 로마에 남아 있다.

그러나 문맥은 분명히 빛남이다 — 하나님과 함께 있은 후 얼굴이 빛났다.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은, 그 빛이 너무 강해 사람들이 직접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 장면을 모세 언약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 영광을 비교하는 본문으로 사용한다(고후 3장).



다음 장 — 모세가 성막 건축 명령을 백성에게 전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 그리고 헌물을 가져오라는 요청이 따른다. 백성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출애굽기 35장 —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


안식일 — 다시 한번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불러모았다.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들이다.

2 엿새 동안은 일을 해도 된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여호와를 위한 완전한 안식일이다.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3 안식일에는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도 불을 피우지 마라.”

성막 건축 명령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일 규정이 먼저 나온다. 이 배치는 의도적이다 — 성막을 짓는 일도, 안식일만큼은 멈추어야 한다. 어떤 거룩한 목적도 안식일을 어기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불을 피우지 마라”는 것은 그 날 조리하거나 금속을 제련하지 말라는 뜻이다. 성막 건축에 꼭 필요한 작업들이었다.





헌물을 모아라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이다.

5 너희 가운데서 여호와를 위한 헌물을 가져오라.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 여호와를 위한 헌물로 금, 은, 놋을 가져오라.

6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 염소 털,

7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해달 가죽, 아카시아 나무,

8 등불용 기름, 기름 붓는 데 쓸 향기름과 분향 향품의 향료,

9 에봇과 흉패에 박을 홍보석과 그 외 보석.”

10 “너희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어라.

11 성막과 그 덮개, 천장 덮개, 갈고리, 판자, 막대기, 기둥, 받침,

12 언약궤와 그 채, 속죄 덮개, 그것을 가리는 휘장,

13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

14 불을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들, 등잔들, 등불용 기름,

15 분향단과 그 채, 기름 붓는 기름, 향기로운 향, 성막 문 입구의 휘장,

16 번제단과 그 놋 그물망, 그 채와 그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

17 뜰의 휘장들, 그 기둥들과 받침들, 뜰 문의 휘장,

18 성막 말뚝들, 뜰의 말뚝들, 그것들의 줄들,

19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옷들 —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때 입을 옷들.”





백성이 가져왔다

20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 앞을 물러갔다.

21 마음이 움직인 사람은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 여호와께 드릴 헌물을 가져왔다. 회막을 만드는 데 쓸 것들, 그 안에서 봉사하는 데 쓸 것들, 거룩한 옷들을 위해.

22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마음이 원하는 사람들이 — 브로치, 귀걸이, 반지, 목걸이 — 온갖 금 장신구를 가져왔다. 여호와를 위한 금 흔들기 예물로.

23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해달 가죽이 있는 사람마다 가져왔다.

24 은이나 놋으로 헌물을 드릴 사람은 여호와께 그것을 가져왔다. 봉사에 쓸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사람마다 가져왔다.

25 솜씨 있는 여자는 누구든지 직접 손으로 실을 자아 —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를 가져왔다.

26 마음에 기술이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 털을 자았다.

27 지도자들은 에봇과 흉패를 위한 홍보석과 그 외 보석들을 가져왔다.

28 향료와 기름도 — 등불용, 기름 붓는 데 쓸 것, 향기로운 향을 만드는 데 쓸 것들도 가져왔다.

본문이 반복하는 표현 — “마음이 움직인 사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강제된 것이 아니었다. 32장의 금송아지도 백성이 스스로 귀걸이를 뽑아 바쳤다. 같은 자발성이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는지가 다른 결과를 만들었다.

29 이스라엘 자손 — 남자와 여자, 마음이 자원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만들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위한 것들을 가져온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 예물로 가져온 것들이었다.





베살렐과 오홀리압이 부름받았다

3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봐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베살렐을 이름으로 불러 세우셨다.

31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채우셨다 — 지혜, 총명, 지식과 온갖 기술로.

32 뛰어난 작품을 설계하게 하시고, 금, 은, 놋으로 일하게 하시고,

33 보석을 깎아 박게 하시고, 나무를 조각하게 하시고, 온갖 기술 있는 작업을 하게 하셨다.

34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가르칠 수 있도록 마음에 능력을 주셨다.

35 그들의 마음을 온갖 기술로 채우셨다 — 조각, 설계,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를 수 놓는 것, 직조. 그들은 온갖 작업을 하고 그것들을 설계할 수 있다.”

베살렐과 오홀리압의 역할 — 두 사람 모두 장인이자 교사였다. 34절에 “가르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전수하는 자들이었다. 그 덕분에 무수히 많은 장인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었다.



다음 장 —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왔다. 이것은 성경에서 드문 장면이다. 멈추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출애굽기 36장 — 그만 가져오라


충분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1 베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마음에 지혜가 있어 여호와께서 성소 만드는 모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주신 사람들이 작업을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2 모세가 베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을 불렀다. 마음이 움직여 일하러 가까이 온 모든 사람들을.

3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건축 작업을 위해 가져온 모든 헌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데 백성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 예물을 가져왔다.

4 성소의 모든 작업을 하던 기술자들이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왔다.

5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백성이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명하신 작업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6 모세가 명령을 내렸다. 진영 안에 선포하게 했다.

“남자든 여자든 성소 헌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멈추었다.

7 있는 것이 이미 충분했다. 해야 할 작업을 위해 충분하고도 남았다.

성경에서 헌금이나 헌물 때문에 “그만 가져오라”는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다. 백성의 자발적 헌신이 필요를 넘어섰다. 32장에서 금송아지를 위해 귀걸이를 뽑아 바쳤던 그 손들이, 이제 성막을 위해 아침마다 헌물을 들고 왔다.





성막의 휘장들

8 작업하는 기술자들 중에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다. 열 폭의 세마포 천을 —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로, 그룹을 수 놓아 솜씨 있게 만들었다.

9 각 폭은 길이 28규빗, 너비 4규빗으로 다 같게 했다.

규빗(cubit)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 약 45cm. 28규빗은 약 12.6m, 4규빗은 약 1.8m다.

10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나머지 다섯 폭도 서로 연결했다.

11 한 세트의 끝 폭 가장자리에 파란 실 고리를 만들었다. 다른 세트의 끝 폭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했다.

12 한 세트에 고리 50개, 다른 세트에도 50개를 만들었다. 서로 마주 보게 했다.

13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었다. 갈고리로 두 세트를 연결하여 성막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14 성막 위를 덮을 덮개를 염소 털로 만들었다. 열한 폭이었다.

15 각 폭은 길이 30규빗, 너비 4규빗으로 열한 폭이 다 같게 했다.

16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나머지 여섯 폭도 서로 연결했다.

17 한 세트의 끝 폭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다른 세트의 끝 폭 가장자리에도 50개를 만들었다.

18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었다. 덮개가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19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도 만들었다.





성막의 판자들

20 성막의 판자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세워서 사용하는 것들이었다.

21 각 판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5규빗이었다.

22 각 판자에 두 개의 장부를 만들었다. 서로 맞물리게. 성막의 모든 판자를 다 그렇게 했다.

23 성막을 위해 판자들을 만들었다 — 남쪽에 스무 개.

24 스무 개 판자 아래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다. 각 판자 아래 두 개씩, 두 장부에 맞게.

25 성막의 다른 쪽, 북쪽에도 스무 개 판자를 만들었다.

26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다. 각 판자 아래 두 개씩.

27 성막의 서쪽, 뒤쪽에 판자 여섯 개를 만들었다.

28 성막 뒤 모퉁이를 위한 판자 두 개를 따로 만들었다.

29 아래에서 이중이 되고 위에서 고리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두 모퉁이 모두 그렇게 했다.

30 판자가 여덟 개였고 은 받침이 16개 — 각 판자 아래 두 개씩.

31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대를 만들었다 — 성막 한쪽 판자들을 위해 다섯 개.

32 성막 다른 쪽 판자들을 위해 다섯 개, 성막 뒤 서쪽 판자들을 위해 다섯 개.

33 가운데 가로대는 판자들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관통하게 만들었다.

34 판자들을 금으로 입혔다. 가로대를 끼울 고리를 금으로 만들었다. 가로대도 금으로 입혔다.





휘장들

35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과 가는 모시 베로 휘장을 만들었다. 솜씨 있게 그룹을 수 놓았다.

36 아카시아 나무로 기둥 네 개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금 갈고리를 달았다. 은 받침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37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과 가는 모시 베로 성막 입구를 위한 휘장을 수 놓아 만들었다.

38 입구를 위한 기둥 다섯 개와 그것들의 갈고리를 만들었다. 기둥 머리와 그 연결 막대를 금으로 입혔다. 받침 다섯 개는 놋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구조는 두 구역으로 나뉜다 — 성소(Holy Place)와 지성소(Most Holy Place).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가장 안쪽 공간이다. 두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35절에서 만든 그룹 수 놓인 휘장이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 신약은 예수가 죽던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전한다(마 27:51).



다음 장 — 베살렐이 직접 성막의 핵심 기물들을 만든다.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단.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기록된다.




출애굽기 37장 — 베살렐의 손이 만든 것들


언약궤

1 베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다.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 높이 1.5규빗.

2 안팎을 순금으로 입혔다. 위 가장자리에 금 테를 둘렀다.

3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다 — 이쪽에 두 개, 저쪽에 두 개.

4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5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었다. 궤를 운반하는 데 쓸 것이었다.

언약궤(Ark of the Covenant)는 성막 전체에서 가장 안쪽 공간, 지성소에 놓이는 핵심 기물이다. 그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개가 들어갔다. 궤의 채는 운반 후에도 빼지 않도록 규정됐다 — 항상 이동 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광야 백성의 신이었다.

6 순금으로 속죄 덮개(mercy seat)를 만들었다.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

7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었다. 두드려서 만들었다. 속죄 덮개의 양 끝에 하나씩 달았다.

8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속죄 덮개와 그룹들을 양 끝에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

9 그룹들이 날개를 위로 펴서 날개로 속죄 덮개를 덮었다. 그룹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았다 — 속죄 덮개를 향해 얼굴을 숙였다.

히브리어 카포렛(כַּפֹּרֶת) — 속죄 덮개. “덮다”, “용서하다”는 동사 카파르(כָּפַר)에서 나왔다. 이 덮개 위에서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렸다. 그 자리를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자리”로 본문이 여러 번 묘사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같은 장소였다.





상

10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

11 순금으로 입히고 위 가장자리에 금 테를 둘렀다.

12 주위에 손바닥 너비의 테를 두르고, 그 테에 금 테를 둘렀다.

13 금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네 다리 위 네 모퉁이에 달았다.

14 고리들이 테 옆에 붙었다. 상을 운반할 채를 끼울 자리였다.

15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상을 운반하는 데 쓸 것이었다.

16 상 위에 놓일 기구들 — 접시들, 향로들, 병들, 붓는 데 쓸 잔들 — 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상에는 진설병(showbread)이 놓였다 — 열두 덩이의 빵을 매주 안식일에 새것으로 교체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였다. 빵은 여호와 앞에 항상 있어야 했다. 이것은 공급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항상 서 있다는 상징이었다.





등잔대

17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두드려서 만들었다. 밑받침, 줄기, 잔들, 꽃받침들, 꽃들이 다 한 덩어리였다.

18 줄기 양쪽으로 가지가 여섯 — 이쪽에 세 가지, 저쪽에 세 가지.

19 한 가지마다 아몬드 꽃 모양의 잔 세 개가 달렸다. 꽃받침과 꽃이 달린 것들. 여섯 가지 모두 같았다.

20 등잔대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이 달린 아몬드 꽃 모양의 잔 네 개가 달렸다.

21 줄기에서 나온 가지마다 아래에 꽃받침 하나씩이 있었다 — 여섯 가지 아래에 모두.

22 꽃받침들과 가지들이 줄기에서 나왔다. 다 한 덩어리의 순금이었다.

23 등잔 일곱 개와 불 끄는 도구들과 불씨 받침들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24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등잔대(Menorah)는 일곱 가지로 된 순금 등잔대다.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다. 아몬드 꽃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 아몬드나무는 히브리어로 쉬케드(שָׁקֵד), “깨어 있다”, “지켜보다”는 뜻의 동사에서 왔다. 불을 끄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해야 했다(레 24:2). 이 형태가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 됐다.





분향단

25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단을 만들었다. 정사각형으로 —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 높이 2규빗. 뿔들이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다.

26 위쪽, 옆면들, 뿔들을 순금으로 입혔다. 가장자리에 금 테를 둘렀다.

27 테 아래 양쪽에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었다. 양쪽 면에. 채를 끼워 운반하는 데 쓸 것이었다.

28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

29 거룩한 기름 붓는 향유와 깨끗하고 향기로운 향도 만들었다 — 향 만드는 사람의 방식대로.

분향단은 성소 안 휘장 앞에 놓였다. 매일 아침저녁 제사장이 향을 태웠다. 향기는 기도의 상징이었다. 시편 141편은 “내 기도가 주 앞에 향기처럼 올라가게 하소서”라고 표현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향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다(계 8:4).

기름 붓는 향유(anointing oil)의 성분은 출애굽기 30장에 자세히 나온다 — 몰약, 향기로운 계피, 향기로운 창포, 계피, 올리브 오일. 이 기름은 성막과 모든 기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발랐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었다. “메시아”(히브리어 마쉬아크)와 “그리스도”(헬라어 크리스토스)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다음 장 —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뜰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작업에 들어간 재료들의 총 결산이 이루어진다.




출애굽기 38장 — 뜰의 완성과 재료 결산


번제단

1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정사각형으로 —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 높이 3규빗.

2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다. 뿔들이 단과 한 덩어리였다. 놋으로 입혔다.

3 단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 솥들, 삽들, 대야들, 고기 갈고리들, 불 옮기는 그릇들. 기구들을 모두 놋으로 만들었다.

4 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망을 만들었다. 단 둘레의 가장자리 아래, 단의 절반 높이까지 내려오게 했다.

5 놋 그물망의 네 모퉁이에 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었다. 채를 끼울 자리였다.

6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입혔다.

7 채를 단 양쪽 고리에 꿰었다. 단을 운반하는 데 쓸 것이었다. 판자로 속이 비게 만들었다.

번제단은 성막 뜰의 입구 쪽에 놓인 첫 번째 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오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었다. 크기가 분향단보다 훨씬 크다 — 5규빗은 약 2.3m. 속이 빈 이유는 이동할 때 돌이나 흙으로 채워 사용했기 때문이다.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했다(레 6:12-13).





물두멍

8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놋 받침도 만들었다. 회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들로 만들었다.

“회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거울들” — 고대 세계의 거울은 청동을 닦아 만들었다. 그 거울들이 녹여져 제의 기물이 됐다. “봉사하는 여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 짧은 언급이 성막 건축 기록에서 이름 없는 여성들의 기여가 남긴 거의 유일한 흔적이다.





뜰

9 뜰을 만들었다. 남쪽 면은 가는 모시 베 휘장으로, 길이 100규빗이었다.

10 기둥 스물, 놋 받침 스물. 기둥의 갈고리들과 연결 막대들은 은이었다.

11 북쪽 면도 길이 100규빗. 기둥 스물, 받침 스물은 놋이었다. 기둥의 갈고리들과 연결 막대들은 은이었다.

12 서쪽 면의 휘장은 길이 50규빗. 기둥 열, 받침 열. 기둥의 갈고리들과 연결 막대들은 은이었다.

13 동쪽 면은 길이 50규빗이었다.

14 입구 한쪽 휘장은 15규빗. 기둥 셋, 받침 셋.

15 다른 쪽도 마찬가지였다. 뜰 문 양쪽에 각각 15규빗씩 휘장이 달렸다. 기둥 셋, 받침 셋씩.

16 뜰 주위 휘장들은 모두 가는 모시 베였다.

17 기둥의 받침들은 놋이었다. 기둥의 갈고리들과 연결 막대들은 은이었다. 기둥 머리들은 은으로 입혔다. 뜰의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연결됐다.

18 뜰 문의 휘장은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과 가는 모시 베를 수 놓아 만들었다. 길이 20규빗, 높이 5규빗으로 뜰의 다른 휘장들과 같게 했다.

19 기둥 넷에 받침 넷은 놋이었다. 갈고리들은 은이었고 기둥 머리들과 연결 막대들은 은으로 입혔다.

20 성막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들은 놋이었다.





재료 결산

21 이것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쓰인 재료들의 계산이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레위인들이 집계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했다.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베살렐이 만들었다.

23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일했다. 그는 조각가이며 설계가였고,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를 수 놓는 사람이었다.

24 성소 작업에 쓰인 금 전체 — 흔들기 예물로 드려진 금 — 의 총량은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730세겔이었다.

1달란트는 약 34kg. 29달란트 730세겔은 약 1톤에 해당한다. 광야를 유랑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금이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인들로부터 받은 것들이었다(출 12:35-36).

25 회중으로부터 등록된 사람들이 낸 은의 총량은 성소 세겔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다.

26 등록된 20세 이상 남자 603,550명이 각각 성소 세겔로 베가(반 세겔)씩 낸 것이었다.

603,550명 — 이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자 전사의 수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총 인구는 200만이 넘는다. 이 수치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학계에서 논쟁이 있다. 히브리어 엘레프(אֶלֶף)가 “1,000”이라는 뜻도 있지만 “부족”, “군사 단위”를 뜻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실제 인원이 훨씬 적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27 성소 받침 100개와 휘장 받침에 100달란트의 은이 쓰였다. 받침 하나에 달란트 하나씩.

28 나머지 1,775세겔로는 기둥의 갈고리들, 기둥 머리들 씌우는 것, 기둥들 연결하는 것을 만들었다.

29 흔들기 예물로 드려진 놋의 총량은 70달란트 2,400세겔이었다.

30 그것으로 회막 문의 받침, 놋 제단, 그 놋 그물망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

31 뜰 주위의 받침들과 뜰 문 받침들, 성막의 모든 말뚝들, 뜰 주위의 모든 말뚝들을 만들었다.

재료 결산이 기록된 것 — 이 계산서는 단순한 건축 보고서가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자원하여 드린 것의 무게와 총량을 투명하게 남긴 기록이다. 회계 장부가 성경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무엇이 쓰였는지 — 숨기지 않고 다 적었다.



다음 장 — 제사장 옷을 만든다. 에봇, 흉패, 겉옷, 속옷, 관. 그리고 모든 작업이 끝나 모세 앞에 가져와 검사를 받는다.




출애굽기 39장 —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장 옷

1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로 성소에서 봉사할 때 입는 정교한 옷들을 만들었다.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에봇

2 에봇을 만들었다 — 금 실,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로.

3 금을 얇게 두드려 가위로 잘라 실로 만들었다.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 사이에 짜 넣었다. 솜씨 있는 기술로.

4 에봇에 어깨 부분을 만들어 달았다. 두 끝이 어깨 부분으로 이어졌다.

5 에봇의 장식 띠가 에봇 위에 붙었다 — 같은 재료로, 같은 방식으로 한 덩어리로. 금 실,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6 홍보석을 금 테에 박았다. 보석을 새기듯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겼다.

7 에봇의 어깨 부분에 달았다.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에봇(Ephod)은 대제사장이 입는 앞치마 모양의 겉옷이다. 어깨의 두 홍보석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 — 여섯씩.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섰다. 이 상징이 의상에 새겨진 것이다.





흉패

8 흉패를 솜씨 있게 만들었다. 에봇과 같은 방식으로 — 금 실,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 가는 모시 베로.

9 정사각형으로, 두 겹으로 접어 만들었다. 한 뼘 길이, 한 뼘 너비의 정사각형이었다.

10 보석 네 줄을 박았다. 첫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11 둘째 줄에 에메랄드, 청옥, 금강석,

12 셋째 줄에 호박, 백마노, 자수정,

13 넷째 줄에 녹주보석, 홍마노, 벽옥. 모두 금 테에 박았다.

14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대로 열두 개였다. 도장을 새기듯이 각각 열두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

15 흉패에 순금으로 새끼 모양의 줄을 만들었다.

16 금 테 두 개와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었다. 두 고리를 흉패의 두 모퉁이에 달았다.

17 금 줄 두 개를 흉패 양 모퉁이의 두 고리에 꿰었다.

18 두 금 줄의 두 끝을 두 테에 붙여 에봇의 어깨 부분에 앞쪽에 달았다.

19 금 고리 두 개를 만들어 흉패의 두 모퉁이 아래 가장자리, 에봇을 향한 안쪽에 달았다.

20 금 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에봇 앞쪽 두 어깨 부분 아래, 이음새 위에, 에봇의 장식 띠 위에 달았다.

21 파란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연결했다. 에봇의 장식 띠 위에 흉패가 고정되어 에봇에서 흉패가 움직이지 않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흉패(Breastpiece) —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정사각형 패. 열두 지파 이름이 새겨진 열두 보석이 박혔다.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Urim and Thummim)이 들어갔다 —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정확히 어떻게 사용됐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제사장 겉옷과 그 밖의 옷들

22 에봇 아래 입는 겉옷을 전부 파란 실로 짜서 만들었다.

23 겉옷 가운데 구멍을 내었다. 그 구멍 둘레에 테를 짜 넣어 찢어지지 않게 했다.

24 겉옷 아랫단에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과 가는 모시 베로 석류들을 만들었다.

25 순금 방울을 만들어 겉옷 아랫단 석류들 사이사이에 달았다.

26 금 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순서로 — 겉옷 아랫단에 두르게 했다. 봉사할 때 입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금 방울들은 소리를 위한 것이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소리가 났다. 안에서 움직임이 소리로 들렸다. 성경 전통에서는 이것이 제사장의 생존 확인 방법이었다고 해석한다 — 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이 죽은 것이었다.

27 가는 모시 베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속옷을 짰다.

28 가는 모시 베로 두건을 만들었다. 가는 모시 베로 관을 만들었다. 가는 모시 베로 수 놓은 속바지를 만들었다.

29 가는 모시 베와 파란 실, 자주 실, 홍색 실로 수 놓아 띠를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0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었다. 도장을 새기듯 그 위에 새겼다 —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됨”.

31 두건 위에 다는 파란 끈을 그것에 달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 앞에서 검사를 받다

32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작업을 마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다.

33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천막과 그 모든 기구들 — 갈고리들, 판자들, 막대기들, 기둥들, 받침들,

34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덮개, 해달 가죽 덮개, 가리는 휘장,

35 증거궤와 그 채들, 속죄 덮개,

36 상과 그 모든 기구들, 진설병,

37 순금 등잔대와 그 위 등잔들, 모든 기구들, 등불용 기름,

38 금 제단, 기름 붓는 기름, 향기로운 향, 성막 입구의 휘장,

39 놋 제단과 그 놋 그물망, 채들,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받침,

40 뜰의 휘장들, 기둥들, 받침들, 뜰 문의 휘장, 그 줄들, 말뚝들, 회막 곧 성막에서 봉사하는 데 쓸 모든 기구들,

41 성소에서 봉사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든 옷들 —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때 입을 옷들.

42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작업을 그대로 했다.

43 모세가 모든 작업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 이 표현이 39장에서만 일곱 번 반복된다.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다. 자기들 생각대로가 아니라, 명하신 대로. 이것이 작업 검사의 기준이었다.

모세가 복을 빌었다 —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보시며 “좋다”고 하신 것과 구조가 닮았다. 창조물이 설계대로 완성됐을 때의 선언. 성막이 완성됐을 때도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다음 장 — 성막을 세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성막 안을 가득 채운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이다.




출애굽기 40장 — 구름이 가득 찼다


성막을 세우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3 증거궤를 그 안에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려라.

4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놓을 것들을 차례대로 놓아라.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잔에 불을 켜라.

5 금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놓아라. 성막 입구에 휘장을 달아라.

6 번제단을 회막 성막 입구 앞에 놓아라.

7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물을 채워라.

8 뜰 둘레에 휘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아라.

9 기름 붓는 기름을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성막과 모든 기구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10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제단이 지극히 거룩해질 것이다.

11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12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와 물로 씻겨라.

13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가 내게 제사장으로 봉사할 것이다.

14 그 아들들을 데려와 속옷을 입혀라.

15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그들이 내게 제사장으로 봉사할 것이다. 기름 부음은 그들의 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제사장직이 될 것이다.”

16 모세가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했다.





성막이 세워졌다

17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

이집트를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다. 광야에서의 첫 번째 봄, 두 번째 달력이 시작되던 날에 성막이 섰다.

18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 받침들을 놓고 판자들을 세우고 막대기들을 꿰고 기둥들을 세웠다.

19 천막을 성막 위에 펴고 그 위에 천막 덮개를 덮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0 증거판을 궤 안에 넣고 채를 궤에 달고 속죄 덮개를 궤 위에 얹었다.

21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는 휘장을 달아 증거궤를 가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2 회막 안 성막 북쪽 휘장 밖에 상을 놓았다.

23 그 위에 여호와 앞에 빵을 차례대로 놓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4 등잔대를 회막 안 성막 남쪽에, 상 맞은편에 놓았다.

25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6 회막 안 휘장 앞에 금 제단을 놓았다.

27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28 성막 문에 휘장을 달았다.

29 회막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놓았다.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0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씻을 물을 채웠다.

31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다.

32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3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 휘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았다.

모세가 작업을 마쳤다.





구름이 가득 찼다

34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35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거기 머물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 — 이 문장이 이 장에서 가장 강렬하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말하던 사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백성을 구해낸 사람,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원했던 사람 —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영광이 너무 가득 찼기 때문이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다.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났다. 그들의 모든 여정 동안.

37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 올라가는 날까지 그들은 길을 떠나지 않았다.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안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보았다. 그들의 모든 여정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 출애굽기는 이것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이것으로 끝낸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나올 때 여호와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에서 이끄셨다(출 13:21). 이제 그 임재가 성막 안에 머물렀다. 앞서 이끌던 분이 — 백성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야곱의 일흔 명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시작한 이 책이,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성막에 가득 찬 영광으로 끝난다.

창세기의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되던 날부터, 하나님이 사람 곁에 머무시는 곳 — 그 주소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다.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니다. 광야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와 계셨다. 구름 안에서, 불 안에서, 성막 안에서.

다음 책(레위기)은 묻는다 — 그 거룩이 가득 찬 공간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거룩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레위기다.


[image: 레위기 표지]








레위기

거룩한 분 가까이에서 — 어떻게 살 것인가.




레위기 조망

레위기는 출애굽기 끝에 세워진 성막에서, 광야 한가운데 임한 거룩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다. 다섯 가지 제사, 제사장 위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 법전, 절기, 희년 — 일상의 모든 결을 거룩의 자리에 두는 안내서다.


1부 · 제사 (1~10장)

다섯 제사와 제사장 위임



2부 · 정결 (11~16장)

음식, 몸, 피부



3부 · 거룩 법전 (17~27장)

이웃 사랑, 절기, 희년




레위기 1장 — 제단 앞으로 가져오는 소


회막에서 들려온 목소리

1 여호와가 모세(Moses)를 부르셨다. 회막(Tent of Meeting, 임시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누구든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치려면, 가축 — 소 떼나 양 떼에서 가져와야 한다.”

레위기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바이크라(וַיִּקְרָא)” — ’그가 불렀다’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레위기의 책 이름 자체가 이 단어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만남의 방법을 정해주신 것이라는 신학이 첫 단어에 담겨 있다.





번제 — 소를 드릴 때

3 소로 번제(Olah, ‘올라가는 것’)를 드리려면, 흠 없는 수컷을 가져와야 한다.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바쳐 기쁘게 받으시게 해야 한다.

번제(燔祭) 히브리어 “올라(עֹלָה)”는 ’올라가다’는 뜻에서 왔다. 제물을 통째로 태워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다.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탄다.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제사다. 5가지 주요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다.

4 제물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물이 자기를 대신하여 속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손 얹기 — 히브리어 “사마흐(סָמַח)”. 가볍게 대는 게 아니라 몸무게를 실어 꽉 누르는 행위다. “나를 대신하는 것”이라는 동일시(identification)의 의미다. 죄를 고백하고 책임을 제물에게 이전하는 상징이다.

5 소를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 —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옆 번제단(Bronze Altar) 사방에 뿌린다.

6 번제물 가죽을 벗기고 각 부위로 자른다.

7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정렬한다.

8 각 부위와 머리와 기름 덩이를 번제단 위 나무 위에 쌓아 올린다.

9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는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 태운다. 이것이 번제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 히브리어 “레아흐 니호아흐(רֵיחַ נִיחוֹחַ)”. 직역하면 ‘안정의 향기’, ’쉬게 하는 향기’다. 하나님의 분노가 진정되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레위기와 민수기에 43번 등장하는 핵심 표현이다.





번제 —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10 번제물로 양 떼나 염소 떼에서 가져온다면,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한다.

11 번제단 북쪽에서 여호와 앞에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 — 제사장들이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

12 각 부위로 잘라 머리와 기름 덩이와 함께 번제단 위 나무에 쌓는다.

13 내장과 다리는 물로 씻는다. 제사장이 전부 가져다 번제단에서 태운다. 번제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번제 — 새를 드릴 때

14 새로 번제를 드리려는 경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온다.

15 제사장이 제단으로 가져가 머리를 비틀어 끊고 번제단에서 태운다. 피는 제단 옆에서 짜낸다.

16 모이주머니와 그 안의 내용물은 꺼내서 번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진다.

17 날개 끝에서 찢어 벌리되 아주 끊지는 않는다. 제사장이 번제단 위 나무에 놓고 태운다. 번제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소·양·새 — 세 가지 제물의 계층 구조가 한 장 안에 들어 있다. 소는 부유층, 양과 염소는 중산층, 새는 가난한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다. 하나님은 재산 크기에 상관없이 헌신 자체를 받으신다는 구조다. 레위기 5장에는 새조차 없을 경우 밀가루만 드리는 경우도 나온다.

번제단 북쪽 — 소 외의 제물은 번제단 북쪽에서 잡는다(11절). 왜 북쪽인지에 대해 랍비 문헌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지만, 본문 자체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방향의 신학적 의미보다는 제의 절차의 질서와 일관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가죽은 누가 갖나 — 본문에는 없지만, 레위기 7장 8절에 따르면 번제의 가죽은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의 몫이었다. 전부 태워도 가죽만은 남긴 이유에 대해 본문은 침묵한다.



다음 장 — 불 대신 밀가루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Minchah)가 나온다. 가장 소박한 제사 — 가난한 이의 드림.




레위기 2장 — 밀가루와 기름의 선물


소제란 무엇인가

1 누구든 여호와께 소제(Minchah, ‘선물’)를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를 예물로 가져온다.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는다.

2 아론의 아들들 — 제사장들에게 가져간다. 제사장이 기름을 부은 고운 가루 한 줌과 유향 전부를 집어, 번제단에서 기념으로 태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3 소제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소제(素祭) 히브리어 “민하(מִנְחָה)”는 ‘선물’, ’예물’이라는 뜻이다. 원래는 왕이나 윗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가, 점차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 예물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되었다. 피가 없는 제사다. 번제와 함께 드리거나 단독으로 드렸다.





화덕, 철판, 냄비

4 화덕에 구운 소제를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가져온다.

5 철판에 구운 소제라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어 발효시키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6 그것을 부스러뜨려 기름을 붓는다. 소제다.

7 냄비에 구운 소제라면,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 만든다.

8 이런 방식으로 만든 소제는 여호와께 가져간다.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간다.

9 제사장이 소제에서 기념 부분을 집어 번제단에서 태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10 소제의 나머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여호와의 화제 중 가장 거룩한 것이다.

화덕·철판·냄비 — 같은 소제라도 요리 방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이것은 생활 형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예물을 허용한 것이기도 하다. 화덕은 공동체 베이커리 수준의 설비, 철판은 개인 가정, 냄비는 튀김 요리다. 성막 예배가 삶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누룩과 꿀은 안 된다

11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에는 어떤 것도 누룩을 넣어선 안 된다. 누룩도, 꿀도 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된다.

12 처음 익은 것(첫 열매)을 드리는 제사에는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향기로운 제사로 제단 위에서 태우면 안 된다.

13 모든 소제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소금을 빠뜨리면 안 된다. 이것은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어 드려야 한다.

누룩 금지 — 레위기 제사 본문에서 누룩은 부패·죄·오염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발효는 썩어가는 과정이라는 고대인의 인식과 연결된다. 유월절 무교병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꿀 금지는 과도한 단맛이 이방 신에게 드리는 방식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소금 언약 —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13절). 소금은 고대 근동에서 언약·우정·불변을 상징했다. 소금을 함께 먹는 것은 언약을 맺는 행위였다. “소금의 언약(베리트 멜라흐)”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첫 열매 소제

14 첫 열매로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려면, 불에 볶은 이삭이나 빻은 알갱이를 드린다.

15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는다. 이것이 소제다.

16 제사장이 빻은 것 일부와 기름 일부와 유향 전부를 기념으로 태운다. 여호와의 화제다.

첫 열매 — 히브리어 “비쿠림(בִּכּוּרִים)”.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처음 익은 이삭을 태우는 절기 제사와 연결된다. 레위기 23장의 첫 열매 절기(오메르 제사)로 이어지는 규례다.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전부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선언이다.



다음 장 — 화목제(Shelamim). 번제처럼 전부 태우지 않고, 하나님·제사장·예배자 셋이 나눠 먹는 제사. 기쁨과 교제의 제사다.




레위기 3장 — 함께 먹는 제사


화목제 — 소를 드릴 때

1 화목제(Shelamim, ‘화평’)를 드리는 경우다. 소 떼에서 가져온다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여호와 앞에 가져간다.

2 제물 머리에 손을 얹는다. 회막 문에서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 — 제사장들이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

3 화목제에서 여호와께 태우는 것은 이렇다. 내장을 덮은 기름 전부,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전부.

4 두 콩팥과 거기 붙은 기름, 허리 주위의 기름, 콩팥과 함께 제거하는 간의 꺼풀.

5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단에서 태운다. 번제단 위 나무 불 위에 올린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인 화제다.

화목제(和睦祭) — 히브리어 “셀라밈(שְׁלָמִים)”은 “샬롬(שָׁלוֹם, 평화·완전함)”과 같은 어근이다. 하나님·제사장·드리는 자가 함께 나눠 먹는 유일한 제사다. 번제는 전부 태우고, 소제는 제사장이 먹지만, 화목제는 셋이 함께 나눈다. 관계의 회복과 교제의 제사다. 5가지 제사 중 가장 ‘사회적인’ 제사다.





화목제 — 양을 드릴 때

6 화목제로 양 떼에서 드리려면, 암컷이든 수컷이든 흠 없는 것을 가져온다.

7 어린 양을 예물로 드린다면, 여호와 앞에 가져간다.

8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회막 문 앞에서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

9 화목제에서 화제로 드리는 것은 이렇다. 꼬리 전부 — 등뼈 옆에서 잘라낸 기름진 꼬리, 내장을 덮은 기름 전부,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10 두 콩팥과 거기 붙은 기름, 허리 주위의 기름, 콩팥과 함께 제거하는 간의 꺼풀.

11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태운다. 여호와의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다.

양의 기름진 꼬리 — 중동 지방의 양 품종(동양양, Awassi)은 꼬리 자체에 지방이 집중되어 있어 꼬리가 매우 굵고 무겁다.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으로 지정된 이유다. 오늘날 이스라엘·요르단·시리아에서 여전히 그 품종이 자란다.





화목제 — 염소를 드릴 때

12 예물이 염소라면 여호와 앞에 가져간다.

13 머리에 손을 얹고 회막 문 앞에서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

14 화목제에서 화제로 드리는 것은 이렇다. 내장을 덮은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15 두 콩팥과 거기 붙은 기름, 허리 주위의 기름, 콩팥과 함께 제거하는 간의 꺼풀.

16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태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인 화제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영원한 규례 — 피와 기름

17 이것은 대대로, 어디서 살든지 영원히 지킬 규례다.

기름도 먹지 마라. 피도 먹지 마라.

피와 기름 금지 — 레위기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금기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레위기 17장 11절 —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뿌리는 것이다. 기름은 최고의 부분으로 하나님께 속한다. 이 두 가지는 화목제 규례 마지막에 오지만,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반복되는 금지 사항이다.

기름과 콩팥의 신학 — 고대 근동에서 콩팥은 감정·의지의 자리로 여겨졌다. 가장 깊은 내면을 상징했다. 기름이 가장 진하게 붙어 있는 부위였다.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학이 이 해부학적 부위 선택에 반영되어 있다.

함께 먹는다는 것 — 화목제에서 드리는 자는 제물의 일부를 직접 먹을 수 있었다(레위기 7장). 가족과 이웃을 불러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게 화목제였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해마다 실로에 가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였다(사무엘상 1장).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백성에게 고기와 떡을 나누어 준 것도 화목제 맥락이다(사무엘하 6장).



다음 장 — 속죄제(Chattat). 몰랐거나 실수로 저지른 죄를 위한 제사. 죄를 지은 사람의 직위에 따라 — 대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 드리는 방식이 달라진다.




레위기 4장 — 모르고 지은 죄


속죄제란 무엇인가

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누군가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는데,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 그에 해당하는 규례가 있다.”

속죄제(贖罪祭) 히브리어 “핫탓(חַטָּאת)”은 ‘죄’ 또는 ’빗나감’을 뜻한다. 의도적이지 않은 죄, 모르고 저지른 죄, 실수로 생긴 의식적 부정함을 처리하는 제사다. 의도적인 반역(고의적 죄)에는 속죄제가 없었다 — 레위기 본문은 그 부분에 침묵한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연결되는 핵심 제사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3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 백성이 책임지게 될 경우,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4 그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 회막 문으로 데려온다.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5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수송아지 피 일부를 가져다가 회막으로 들어간다.

6 피에 손가락을 찍어 여호와 앞 지성소(Holy of Holies)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린다.

7 또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향단 뿔에 피를 바른다. 남은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는다.

8 속죄 제물인 수송아지의 기름을 다 떼어낸다 — 내장을 덮은 기름,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

9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간의 꺼풀 — 콩팥과 함께 제거한다.

10 화목제 제물에서 떼어낸 것처럼 한다.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태운다.

11 그러나 수송아지 가죽과 고기 전부 — 머리, 다리, 내장, 똥까지 —

12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로 태운다.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

진영 밖에서 태운다 — 제사장의 속죄제 수송아지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우지 않고, 진영 밖 깨끗한 곳에서 태웠다. 히브리서 13장 11~12절은 이 규례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연결한다. 진영 밖 — 거룩한 공간 바깥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다는 상징이었다.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13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겨 죄를 지었는데, 회중이 그걸 몰랐다면.

14 그 죄가 알려지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야 한다. 회막 앞으로 가져온다.

15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는다.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

16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수송아지 피를 회막으로 가져간다.

17 피에 손가락을 찍어 여호와 앞 휘장을 향해 일곱 번 뿌린다.

18 회막 안 여호와 앞 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 나머지 피는 회막 문 번제단 밑에 쏟는다.

19 기름은 다 떼어내 번제단에서 태운다.

20 수송아지 나머지는 제사장의 속죄제 때처럼 한다. 제사장이 회중을 위해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21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 태운다. 회중의 속죄제다.





족장이 죄를 지으면

22 족장이 실수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겨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면.

23 나중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되면, 흠 없는 숫염소를 예물로 가져온다.

24 숫염소 머리에 손을 얹는다. 번제물 잡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 잡는다. 속죄제다.

25 제사장이 속죄 제물 피를 손가락으로 번제단 뿔에 바른다.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다.

26 기름은 전부 화목제처럼 번제단에서 태운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직위별 차이 — 대제사장·회중(장로 대표)·족장·평민 네 등급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 대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소),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린다. 직위가 높을수록 더 비싼 제물을 드리는 구조다. 더 큰 책임에는 더 큰 제사가 따른다. 지위가 높은 자가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학이 반영되어 있다.





평민이 죄를 지으면

27 평민 중 누군가가 실수로 여호와의 계명을 어겨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가 죄를 깨달으면.

28 암염소를 속죄제 예물로 가져온다.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

29 속죄 제물 머리에 손을 얹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는다.

30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다.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다.

31 기름은 다 떼어낸다 — 화목제에서처럼.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태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제사장이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32 속죄제 예물로 양을 드릴 경우, 흠 없는 암컷을 가져온다.

33 머리에 손을 얹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는다.

34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다.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다.

35 기름은 다 떼어낸다 — 화목제의 어린 양 기름처럼. 번제단에서 태운다. 제사장이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 — 히브리어 “베살라흐 로(וְנִסְלַח לוֹ)”. 레위기 4장에만 이 표현이 4번 나온다(26, 31, 35절, 그리고 5장에서도). 속죄는 제사가 끝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완성된다. 조건부 용서가 아니라 제사 집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용서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완성된 용서라는 점이 이 짧은 표현 안에 들어 있다.

모르고 지은 죄의 신학 — 레위기 4장은 의도치 않은 죄에 집중한다. 시편 19편 12절 “숨은 허물”과 같은 맥락이다. 알고 고의로 짓는 죄(히브리어 “야드 라마” — ‘높이 든 손’)에는 레위기에서 별도의 속죄 규례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 심판 영역이었다. 이 구분이 나중에 기독교 신학에서 ‘원죄’와 ’자범죄’ 논의로 이어진다.



다음 장 — 속건제(Asham). 책임 회피, 성물 침해, 거짓 맹세를 위한 제사. 속죄제와 다르게 배상이 함께 따른다.




레위기 5장 — 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죄를 알게 되면

1 어떤 사람이 증인 소환에 응해야 할 상황에서 —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알고 있는데 — 말하지 않으면, 그는 죄를 졌다. 그 죄를 져야 한다.

2 누군가 부정한 것 — 부정한 들짐승, 부정한 가축, 부정한 기어다니는 것의 사체 — 을 건드렸다는 걸 몰랐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죄가 된다.

3 사람의 부정함을 건드렸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 어떤 종류의 부정함이든 — 처음엔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게 되면 죄가 된다.

4 가볍게 한 맹세라도 — 좋든 나쁜 일이든 하겠다고 입으로 함부로 맹세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잊고 있다가 깨닫게 되면 — 이런 경우가 죄다.

5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죄를 인정해야 한다.

6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온다. 양 떼 중에서 암컷 — 어린 양이나 암염소 — 을 속죄제로 드린다.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한다.

속건제(贖愆祭) 히브리어 “아샴(אָשָׁם)”은 ‘죄책감’, ’배상 의무’를 뜻한다. 속죄제와 비슷하지만 핵심 차이가 있다 — 속건제는 배상(restitution)이 함께 따른다. 죄를 용서받는 것에 더해, 피해에 대한 실물 배상이 규정되어 있다. 도덕적 용서와 법적 배상이 결합된 제사다.





가난한 사람의 대안

7 양을 드릴 능력이 없다면, 자기 죄의 속죄제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8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먼저 속죄제로 드릴 것을 바친다. 새 머리를 꺾되 목을 완전히 자르지는 않는다.

9 속죄제 피 일부를 제단 벽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짜낸다. 속죄제다.

10 나머지 한 마리는 규례대로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11 산비둘기 두 마리도 드릴 능력이 없다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 예물로 가져온다.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도 얹지 않는다. 속죄제이기 때문이다.

12 제사장에게 가져간다. 제사장이 한 줌 가득 집어 기념으로 번제단에서 태운다. 여호와의 화제다.

13 제사장이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는 소제처럼 제사장의 몫이다.

세 단계 — 양(부유층), 새(중산층), 밀가루(가난층). 레위기 5장은 계층 장벽 없이 누구나 속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세 단계 경로를 열어놓는다.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밀가루 한 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 신학적 평등주의가 이 제물 체계 안에 설계되어 있다.





속건제 — 성물을 어겼을 때

14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 “누군가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에 관한 규례를 어겼다면, 속건제(Asham)로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성소 세겔로 가치를 매긴 은의 가치에 해당하는 숫양이어야 한다.”

16 성물에 대해 잘못한 것을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 숫양으로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5분의 1 추가 배상 — 속건제의 특징이다. 단순히 용서받는 게 아니라, 피해액에 20%를 더해 돌려준다. 오늘날로 치면 손해배상 플러스 이자다. 죄의 영적 용서와 물적 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





속건제 — 계명을 어겼을 때

17 누군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몰라서 어겼는데 — 나중에 깨달으면 그 죄를 졌다.

18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 예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온다. 제사장이 실수한 것을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19 속건제다. 여호와 앞에 책임을 졌기 때문이다.

알지 못했어도 — 4장과 5장에서 반복되는 원칙이다. “몰랐다”가 죄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다. 몰랐더라도, 알게 된 순간 책임이 생긴다. 그러나 그 책임에는 해결 방법이 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징벌 시스템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이다.

5가지 제사 요약 — 1장 번제(헌신), 2장 소제(감사·첫 열매), 3장 화목제(교제·나눔), 4장 속죄제(부지중 죄 용서), 5장 속건제(배상 포함 죄 해결). 이 다섯 제사가 레위기 1~7장의 핵심이다. 번제와 소제가 자발적 예배라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도덕적 회복의 통로였다.



다음 장 — 제사가 끝난 뒤의 뒷처리. 번제단 불은 꺼뜨리지 않는다. 제사장의 몫이 무엇인지 규례로 정해진다.




레위기 6장 — 꺼지지 않는 불


이웃을 속이는 죄의 배상

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누군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경우가 있다.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전당 잡힌 것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3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도 속이거나 — 거짓 맹세까지 한 경우.

4 그렇다면 죄를 졌고 책임이 있다. 빼앗거나 속인 것, 맡은 것, 잃어버린 것이라 발견한 것,

5 거짓 맹세로 취한 것 — 원래 가치를 배상하고 5분의 1을 더해 돌려줘야 한다. 죄가 드러난 날 돌려준다.

6 그런 다음 속건제 예물로 흠 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 제사장에게 가져온다.”

7 제사장이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웃 속임 + 신성 모독 — 이웃을 속이는 죄가 동시에 “여호와를 배반하는” 죄로 처리된다(2절). 사회적 죄와 종교적 죄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웃에게 한 배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배신이기도 하다. 레위기의 윤리 신학이 가장 압축되어 나타나는 구절이다.





번제 규례 — 불은 꺼지지 않는다

8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9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해라. 번제 규례는 이렇다. 번제물은 밤새도록 아침까지 번제단 위 장작불 위에 있어야 한다. 불이 계속 타야 한다.

10 제사장은 아마포 제복을 입고 아마포 속바지를 걸친다. 번제단 위에서 탄 재를 번제단 옆에 치운다.

11 그런 다음 옷을 갈아입고, 진영 바깥 깨끗한 곳으로 재를 가져가 버린다.

12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나무를 더 쌓는다. 번제물을 그 위에 올린다.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태운다.

13 번제단 위에서 불이 타오르게 유지해라. 꺼지지 않아야 한다.”

영원히 타는 불 —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이 12~13절에 두 번 반복된다. 번제단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불이 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뜻이었다. 이 불은 레위기 9장에서 하늘에서 내린 불로 처음 붙여진다. 그 불을 인간이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매일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였다.

아마포 제복 — 일반 제사 때는 화려한 에봇을 입었지만, 재를 치울 때는 소박한 아마포 옷을 입었다. 성소의 거룩한 공간을 재와 함께 다닐 때는 특별 복장이 별도로 규정된 것이다. 거룩함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섬세한 주의였다.





소제 규례 — 제사장의 몫

14 “소제 규례는 이렇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단 앞 여호와 앞에 가져간다.

15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기름과 소제 위의 유향 전부를 집어 기념으로 번제단에서 태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다.

16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는다. 발효시키지 않고 회막 뜰에서 먹는다.

17 누룩을 넣어 굽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그들에게 화제 중에서 몫으로 준 것이다.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가장 거룩한 것이다.

18 아론의 자손인 남자는 대대로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영원한 몫이다.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이것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진다” — 거룩한 것은 전염성이 있었다. 거룩한 제물을 만지면 그 사람도 거룩 상태가 된다. 거룩함은 부정함처럼 전이된다는 고대의 신학적 이해다. 그래서 아무나 거룩한 것을 만지면 안 되었다. 자격 없는 자가 거룩한 것을 건드리면 위험했다 — 나중에 나답·아비후(10장) 사건이 이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제사장 임직 소제

19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0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렇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영원한 소제로 드린다.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21 기름 섞어 철판에 굽는다. 잘 뒤집어 구운 후 가져온다. 조각낸 소제를 여호와께 드린다. 향기로운 것이다.

22 아론의 아들 중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이 소제를 드린다. 영원한 규례다. 전부 태워야 한다.

23 제사장의 모든 소제는 전부 태워야 한다. 먹어선 안 된다.”





속죄제 규례 — 제사장의 식사

24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5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라. 속죄제 규례는 이렇다.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도 여호와 앞에 잡는다. 가장 거룩한 것이다.

26 속죄 예식을 집행한 제사장이 먹는다.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27 고기에 닿은 것은 거룩해진다. 옷에 피가 튀었으면 거룩한 곳에서 빤다.

28 고기를 삶은 토기는 깨뜨린다. 놋그릇에 삶았으면 닦고 물로 씻는다.

29 제사장 남자는 다 먹을 수 있다. 가장 거룩한 것이다.

30 그러나 피를 성소로 들여가 속죄한 속죄제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불에 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먹는 제물 — 제사장의 수입이 여기서 나왔다. 소제의 남은 것, 속죄제 고기가 제사장 집안의 음식이 되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다. 제사 수입으로 살았다. 성막·성전 봉사가 곧 생계 수단이었다. 거룩한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거룩한 사역의 일부였다.



다음 장 — 화목제 규례 보충. 피와 기름 금지가 강조된다. 화목제에서 예배자가 먹을 수 있는 부분과 시한이 정해진다.




레위기 7장 — 피도 기름도 먹지 마라


속건제 규례

1 속건제 규례는 이렇다. 가장 거룩한 것이다.

2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도 잡는다. 피는 번제단 사방에 뿌린다.

3 기름을 전부 드린다. 꼬리, 내장을 덮은 기름.

4 두 콩팥과 그 위 기름, 허리 주위 기름, 콩팥과 함께 제거하는 간 꺼풀.

5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여호와의 화제로 태운다. 속건제다.

6 제사장 남자는 다 먹을 수 있다.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가장 거룩한 것이다.

7 속죄제처럼 속건제도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속죄 예식을 집행한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소제·속죄제·속건제의 제사장 몫

8 번제를 드리는 경우, 집행한 제사장이 가죽을 갖는다.

9 화덕에 굽거나 철판·냄비로 만든 소제는 집행한 제사장의 것이다.

10 기름을 섞거나 기름 없이 만든 소제는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화목제 규례 — 먹을 수 있는 기간

11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 규례는 이렇다.

12 감사 제사로 드리는 경우, 기름 섞은 무교전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밀가루로 만든 전병을 가져온다.

13 유교병(발효빵)도 화목제 감사 예물과 함께 드린다.

14 각 종류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다. 화목제 피를 뿌린 제사장의 것이다.

15 감사 화목제 고기는 드리는 날 먹어야 한다.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면 안 된다.

16 서원이나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라면, 드리는 날 먹는다. 남은 것은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다.

17 그러나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18 셋째 날에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받지 않는다. 드린 사람에게도 인정이 안 되고, 부정한 것이 된다. 먹는 자는 자기 죄를 진다.

19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불에 태운다.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

20 부정한 자가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21 사람의 부정함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 부정한 것에 닿은 자가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먹어야 하는 날” — 부패 방지를 위한 규례처럼 보이지만, 신학적 의미가 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는 제사다. 그 교제가 신선할 때 — 즉시 나누어 먹어야 한다. 사흘이 지난 것은 그 신선함을 잃은 것으로 보았다. 감사의 고기는 감사가 뜨거운 날 먹어야 한다는 신학이다.





피와 기름 — 절대 금지

22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소·양·염소의 기름은 먹으면 안 된다.

24 자연사하거나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기름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먹으면 안 된다.

25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26 어디서 살든, 새나 짐승의 피는 먹으면 안 된다.

27 어떤 피든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피 금지 신학 — 레위기 17장 11절에 근거가 나온다. “생명은 피에 있다. 나는 그것을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는 것으로 주었다.” 피는 생명 그 자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노아 언약(창세기 9장 4절)에서 이미 처음 등장했고, 레위기에서 구체화된다.

이방 문화와의 대조 — 고대 근동 제의에서 피는 신성한 음료였다.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 제물의 피를 마시는 의례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피 금지는 그 관행과의 철저한 단절 선언이기도 했다. “피는 먹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역전이었다.





제사장의 몫 정리

28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9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화목제에서 자기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한다.

30 여호와의 화제를 손으로 직접 가져온다. 기름과 가슴을 가져온다. 가슴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린다.

31 제사장이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운다. 가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다.

32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제사장에게 준다.

33 아론의 아들들 중 화목제 피와 기름을 드린 자가 오른쪽 뒷다리를 몫으로 받는다.

34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몫으로 준다.”

35 이것이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부터의 아론의 몫, 그 아들들의 몫이다.

36 기름 부음 받는 날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도록 여호와가 명하셨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다섯 제사 마무리

37 이것이 번제·소제·속죄제·속건제·임직 제사·화목제의 규례다.

38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한 날 —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다.

1~7장 정리 — 레위기 1~7장이 다섯 가지 제사 전체의 규례를 마무리한다. 1~3장은 드리는 자 관점, 6~7장은 집행하는 제사장 관점으로 쓰였다. 같은 제사를 두 각도에서 설명하는 이중 구조다. 이어지는 8~10장은 이 모든 규례를 실제로 처음 실행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다음 장 — 이론이 현실이 되는 날. 아론과 네 아들이 실제로 제사장으로 임직한다. 7일간의 피와 기름의 예식이 시작된다.




레위기 8장 — 피 일주일


모세의 명을 따라 모이다

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오고, 옷과 기름과 속죄제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광주리를 가져와라.”

3 “온 회중을 회막 문으로 모아라.”

4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했다. 회중이 회막 문에 모였다.

5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명하신 것입니다.”

임직 — 히브리어 “밀루임(מִלֻּאִים)”, 직역하면 ’손을 채우다’는 뜻이다. 제사장 직분에 취임한다는 말이다. 출애굽기 28~29장에서 지시받은 예식이 드디어 실행된다. 모세는 집전자, 아론과 아들들은 수여자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사장 집단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씻기고 입히다

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앞으로 데려와 물로 씻겼다.

7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두르고, 겉옷을 입혔다. 에봇(Ephod)을 입히고 에봇 띠를 두르고 묶었다.

8 흉패(Breastpiece)를 붙이고, 우림과 둠밈(Urim & Thummim)을 흉패 안에 넣었다.

9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에 금패 — 거룩한 면류관을 붙였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에봇과 흉패 — 대제사장의 핵심 예복이다. 에봇은 금·청색·자색·홍색 실로 짠 화려한 조끼 형태였다.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긴 보석 12개가 박혔다.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는 상징이었다.

우림과 둠밈 — 신성한 제비 뽑기 도구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히브리어 어원에 대해 ‘빛과 완전함’, ‘저주와 흠 없음’ 등 다양한 해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민수기 27장, 사무엘상 28장). 제2성전 시대 이후에는 사라졌다.





성막에 기름을 붓다

10 모세가 기름을 취해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했다.

11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리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 물두멍(Bronze Basin)과 그 받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다.

12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다.

“머리에 기름을 붓다” — 이것이 대제사장 취임의 핵심 의식이다. 히브리어 “마샤흐(מָשַׁח)”, 기름을 붓다, 에서 “메시아(마시아흐)”라는 단어가 나온다. 왕을 세울 때도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다(사울, 다윗). 제사장과 왕 모두 기름 부음으로 취임한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불리는 맥락이 여기서 시작된다.





임직 속죄제

13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데려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두르고, 관을 씌웠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14 속죄제 수송아지를 가져오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었다.

15 모세가 잡고 피를 손가락으로 번제단 뿔 사방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했다. 나머지 피는 단 밑에 쏟아 속죄하고 거룩하게 했다.

16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떼어내, 모세가 번제단에서 태웠다.

17 수송아지 — 가죽, 고기,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임직 번제

18 번제 숫양을 가져오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숫양 머리에 손을 얹었다.

19 모세가 잡고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20 숫양을 각 부위로 잘랐다. 모세가 머리와 각 부위와 기름을 태웠다.

21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었다. 숫양 전부를 번제단에서 태웠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인 화제였다.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였다.





임직 화목제 — 피를 바르다

22 임직용 다른 숫양을 가져오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다.

23 모세가 잡고 피를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24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데려왔다. 모세가 피를 그들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렸다.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 제사장의 몸에 피가 발리는 세 지점이다. 귀는 말씀을 듣는 곳, 손은 행하는 곳, 발은 걷는 곳이다. 온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서비스에 헌신되었다는 상징이다. 귀로 들어 손으로 행하고 발로 걷는 모든 삶이 제사장적 삶으로 구분된다는 선언이었다.

25 기름과 기름진 꼬리,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간 꺼풀, 두 콩팥과 그 기름,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냈다.

26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전병 하나, 기름 섞은 떡 하나, 전병 하나를 꺼내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올렸다.

27 이것을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올렸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렸다.

28 모세가 그것들을 그들 손에서 받아 번제단 위 번제물 위에서 태웠다. 임직 제사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인 화제였다.

29 모세가 가슴 부분을 취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렸다. 임직 숫양 중에서 모세의 몫이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기름과 피를 뿌리다

30 모세가 기름과 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에, 그 아들들과 그 옷에 뿌렸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31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다.

“회막 문에서 고기를 삶아라. 임직 광주리 안에 있는 떡과 함께 거기서 먹어라. 여호와가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을 것’이라고 명하셨다.”

32 남은 고기와 떡은 불에 태워라.

33 “7일 동안은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임직 날이 끝나는 날까지. 임직 기간이 7일이다.

34 오늘 한 것처럼 여호와가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하라고 명하셨다.

35 7일 밤낮을 회막 문에 머물러라. 죽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명을 지켜야 한다. 나는 이렇게 명받았다.”

36 아론과 그 아들들은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했다.

7일 — 임직 기간이 7일인 것은 창조의 7일과 같은 구조다. 새로운 창조로서의 제사장직. 창조가 7일 만에 완성되었듯, 제사장직도 7일 만에 완성된다. 이 7일 동안 아론과 아들들은 회막 문을 벗어날 수 없었다. 세상과의 단절이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의 시간이었다.

아론의 내면 — 본문은 아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하며 모든 예식을 받는다. 온 몸에 피가 발리고, 기름이 뿌려지고, 7일을 막혀 있어야 한다. 이집트 왕족들의 신전 입문식도 며칠씩 걸리는 격리 기간이 있었다. 그 문화권에서 자란 아론은 이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 이제 나는 다른 존재가 된다.



다음 장 — 임직 7일이 끝난다. 드디어 공식 첫 제사가 집행된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난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레위기 9장 —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다


여덟째 날

1 여덟째 날이 됐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렀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불렀다.

2 아론에게 말했다.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흠 없는 숫양을 번제로 가져오십시오.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3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말했다.

“속죄제로 흠 없는 숫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로 1년 된 흠 없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십시오.”

4 “화목제로 소와 숫양도 가져오십시오. 기름 섞은 소제도요. 오늘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덟째 날 — 7일 임직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히브리 신학에서 8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7일이 완성이라면, 8일은 새 사이클의 첫 날이다. 이날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 제사가 집행되는 날이었다.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임직 받고, 이제 실제 예배가 시작된다.





아론의 첫 제사

5 모세가 명한 것들을 회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모여 여호와 앞에 섰다.

6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가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나타납니다.”

7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제단 가까이 가십시오.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십시오.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백성의 예물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입니다.”

8 아론이 제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다.

9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가져왔다. 아론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10 속죄제 기름, 콩팥, 간 꺼풀을 제단 위에서 태웠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11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웠다.

12 그런 다음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건네주었다. 제단 사방에 뿌렸다.

13 번제물을 각 부위로 잘라 머리와 함께 건네주었다. 아론이 제단 위에서 태웠다.

14 내장과 다리는 씻었다. 제단 위 번제물 위에서 태웠다.

아론의 첫 번째 자기 속죄 —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백성을 위해 나아가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깨끗해야 했다. 이것은 훗날 대속죄일(욤 키푸르) 예식의 핵심 원칙이 된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과 구약 대제사장의 차이를 설명한다 — “자신을 위하여 먼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의 유일성이다.





백성을 위한 제사

15 아론이 백성의 예물을 가져다가 속죄제 숫염소를 잡았다. 처음 드린 것처럼 속죄제로 드렸다.

16 번제물을 가져다 규례대로 드렸다.

17 소제를 가져다 한 줌 가득 집어 아침 번제에 더하여 제단에서 태웠다.

18 소와 숫양 — 백성의 화목제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건네주었다. 제단 사방에 뿌렸다.

19 소의 기름 덩어리들과 숫양의 기름진 꼬리, 내장을 덮은 기름, 두 콩팥과 그 기름, 간 꺼풀.

20 이 기름 덩어리들을 가슴 위에 올렸다. 제단에서 기름 덩어리들을 태웠다.

21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는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흔들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요제였다.





아론이 손을 들다

22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했다.

속죄제·번제·화목제를 드리고 단에서 내려왔다.

23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자 —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24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 덩어리를 태웠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엎드렸다.

하늘에서 내린 불 — 불이 제단 위에 갑자기 내려와 제물을 태웠다. 이것이 7장 이후의 번제단에서 꺼지지 않아야 할 그 불이다. 인간이 피우지 않았다 —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오셨다. 제사장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먼저였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시작되는 방식이었다. 이 동일한 불이 솔로몬 성전 봉헌 때도 내려온다(역대하 7장 1절).

온 백성이 엎드렸다 —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 두려움과 경배가 동시에 터졌다. 히브리어 “라난(רָנַן)” — 기쁨의 함성, 그리고 “나팔(נָפַל)” — 쓰러짐, 엎드림. 하나님의 임재는 이 두 가지 반응을 함께 만들어낸다. 황홀함과 공포의 경계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 성경의 일관된 장면이다.

아론의 손을 든 축복 —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축복했다”(22절). 이것이 민수기 6장 24~26절의 “아론의 축복”과 연결된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의 손이 들릴 때마다 그 축복의 말이 선포된다.



다음 장 — 그 바로 다음에 비극이 온다.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피웠다. 하늘에서 내린 불이 제단에 있는데 — 그들은 따로 불을 만들었다. 그리고 죽었다.




레위기 10장 —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

1 아론의 아들 나답(Nadab)과 아비후(Abihu)가 각자 향로를 가져다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얹어 여호와 앞에 드렸다.

여호와가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이었다.

2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웠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다른 불” — 히브리어 “에쉬 자라(אֵשׁ זָרָה)”, 직역하면 ‘낯선 불’, ‘이방의 불’. 문제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정된 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는가? 규정되지 않은 시간에 향을 드렸는가?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는가? 술에 취한 채 들어갔는가(9절이 그 가능성을 암시한다)? 해석이 나뉜다.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말한다.

충격의 맥락 — 9장 마지막 장면에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다. 그 기쁨의 절정에서 10장이 시작된다. 가장 높은 순간 바로 다음에 추락이 온다. 아론은 두 아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본 날 — 임직 8일째 날이다. 기쁨의 하루가 비극의 하루가 되었다.





모세의 말

3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들에게서 거룩하다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론은 침묵했다.

아론의 침묵 — 히브리어 “바이돔 아하론(וַיִּדֹּם אַהֲרֹן)”. ‘잠잠했다’, ‘침묵했다’. 두 아들이 눈앞에서 불에 타 죽었다. 그리고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 무엇인지 — 복종인가, 공포인가, 이해인가, 절망인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모세의 말을 들은 후 잠잠했다고만 한다.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 중 하나다.





시체를 치우다

4 모세가 아론의 삼촌 웃시엘(Uzziel)의 아들 미사엘(Mishael)과 엘사반(Elzaphan)을 불렀다.

“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라.”

5 그들이 가서 그들을 옷째 진영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말한 대로였다.

6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Eleazar · ㉸ 엘아자르)과 이다말(Ithamar · ㉸ 이타마르)에게 말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십시오. 죽지 않으려면,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불로 인해 죽은 형제들을 위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슬피 울게 하십시오.

7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이 여러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 이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애도의 의식이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에도 공식적인 애도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제사장이 성막 봉사 중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백성은 울었다. 아론 대신 이스라엘 전체가 울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울 수도 없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이 이 이름으로 처음 소개된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면서 이 두 아들이 아론의 후계자가 된다. 엘르아살이 훗날 대제사장직을 이어받는다(민수기 20장).





술 금지

8 여호와가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9 “너나 네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죽지 않으려면.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10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

11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술 금지와 나답·아비후의 연관 — 이 규례가 나답·아비후 사건 직후에 나온다는 점에서, 많은 해석자들은 그들이 술에 취한 채 분향했을 가능성을 읽는다. 직접 인과 관계는 명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야기 배열이 그 가능성을 암시한다. 취한 상태의 판단력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제사장의 가장 기본 능력이 구별(하브달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몫을 먹어야 한다

12 모세가 아론과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화제에서 남은 소제를 가져다 제단 옆에서 발효시키지 않고 먹어라. 가장 거룩한 것이다.

13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여호와의 화제 중 네 몫, 네 아들들의 몫이다. 여호와가 나에게 명하신 대로다.

14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정한 곳에서 너와 네 아들딸들이 먹어라.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에서 네 몫, 네 아들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15 화목제 기름과 함께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가져와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린다. 그것이 너와 네 아들들의 영원한 몫이다.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다.”





속죄제 염소 — 태웠느냐, 먹었느냐

16 모세가 속죄제 염소를 열심히 찾았다. 그런데 벌써 다 태운 것이었다.

모세가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냈다.

17 “그 속죄제 고기를 왜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회중의 죄를 지고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18 “고기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내가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다.”

19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오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오늘 속죄제 고기를 먹었다면,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20 모세가 듣고 좋게 여겼다.

아론의 단 두 마디 — 이 장에서 아론은 딱 한 번 말한다(19절). 두 아들이 죽은 날, 먹지 않은 제물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변명하지 않는다. “오늘 이런 일이 생겼다”고만 한다. 슬픔 중에 먹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모세가 좋게 여겼다. 레위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장면이다. 규례 사이에서 한 아버지의 고통이 비친다.

나답·아비후 사건의 신학 — 이 사건이 왜 이렇게 극적인 결말로 끝났는지, 본문은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이라는 표현만 있다. 권위 없는 예배의 위험성, 제사장적 거룩의 절대성,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간의 방식으로 제어될 수 없다는 신학이 담겨 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방법을 스스로 정하신다”는 원칙의 근거로 인용된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의 여파 — 나답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여로보암의 아들, 열왕기상 15장)에게 붙여지는데, 그도 죽임을 당한다. 이름의 반향인지 우연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나답·아비후의 기억은 이스라엘 제사장 문화에 깊이 새겨졌다.



다음 장 — 드라마에서 일상으로 돌아온다. 어떤 동물을 먹어도 되고 안 되는지의 목록.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가 시작된다.




레위기 11장 — 먹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원칙 먼저

1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지상의 모든 짐승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은 이렇다.”





육지 동물

3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

4 그러나 새김질만 하거나 발굽만 갈라진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낙타 — 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다. 부정하다.

5 바위너구리(혹독살이) — 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없다. 부정하다.

6 토끼 — 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다. 부정하다.

7 돼지 — 발굽이 갈라지지만 새김질을 안 한다. 부정하다.

8 이것들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사체도 만지면 안 된다. 이것들은 부정하다.

돼지 금기 — 레위기의 음식법 중 오늘날 가장 널리 알려진 금기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지지만 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이다. 단순 위생론(“돼지는 더럽다”)으로 설명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현대 학자들은 이것보다는 신학적·우주론적 분류 체계로 읽는다. 돼지는 가나안의 풍요 신 아세라·바알 제의에서 제물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서 살면서 돼지를 먹지 않는 것은 문화적 정체성의 경계이기도 했다.

바위너구리와 토끼의 새김질 — 이 둘은 실제로 새김질(되새김)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턱을 계속 움직이는 습성이 고대인에게 새김질처럼 보였을 것이다. 현대 동물학 기준으로는 오류이지만, 성경은 외관상 분류를 사용한다.





물고기

9 물에 사는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바다든 강이든.

10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 물에서 움직이거나 물에 사는 것이라도 — 부정하다.

11 그것들은 부정하게 여겨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사체도 부정하게 여겨야 한다.

12 물에 사는 것 중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수산물 금기 —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즉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들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 다양한 설명이 있다. 분류학적으로 “경계선에 걸쳐 있는 것들” — 땅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 완전히 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우주론적 체계라는 설명(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의 이론)이 영향력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혼돈을 상징한다.





새

13 새 중에서 혐오스러운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갈가마귀 종류, 타조, 올빼미, 갈매기, 새매 종류,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백조, 사다새, 독수리(이집트), 황새, 왜가리 종류, 오디새, 박쥐.

새 목록 — 레위기 11장 13~19절, 신명기 14장 11~18절에도 같은 목록이 반복된다. 대부분 육식성이거나 사체를 먹는 새들이다. 피와 사체에 대한 부정함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새의 정확한 동물학적 동정(同定)은 지금도 논쟁 중이다.





날아다니는 것

20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모두 부정하다.

21 그러나 날개 있고 네 발인 것 중에서 땅에서 뛸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22 이 종류는 먹어도 된다. 메뚜기 종류, 베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팟종이 종류.

23 날개 있고 네 발인 다른 것들은 모두 부정하다.

메뚜기는 먹어도 된다 — 레위기가 허용하는 곤충은 뛰는 다리가 있는 메뚜기류뿐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기록(마가복음 1장 6절)은 이 규례와 일치한다. 오늘날 이슬람 음식법(할랄)도 메뚜기를 허용한다.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는 단백질 공급원이었고, 실제로 아시리아 벽화에도 구운 메뚜기 장면이 등장한다.





기어다니는 것

24 이것들로 인해 부정해진다. 누구든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25 그 사체를 들면 옷을 빨아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26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모든 짐승은 부정하다.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다.

27 발바닥으로 걷는 네 발 짐승은 모두 부정하다.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28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29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 중 부정한 것들: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사막 도마뱀, 모래 도마뱀, 카멜레온 종류.

30 이것들이 기어다니는 것 중 부정한 것들이다.

31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32 이것들이 죽어서 어떤 물건 위에 떨어지면 —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 물에 담근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깨끗해진다.

33 토기에 떨어지면, 그 안의 것이 다 부정해진다. 토기는 깨뜨려야 한다.

34 그 안에 물이 들어간 음식은 다 부정해진다. 그 그릇의 마실 것도 다 부정하다.

35 사체가 무엇 위에 떨어지면 부정하다. 화덕이나 솥단지는 깨뜨려야 한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36 샘이나 물 있는 웅덩이는 깨끗하다. 그러나 사체에 닿은 자는 부정하다.

37 씨앗이 사체에 닿아도 씨앗은 깨끗하다.

38 물에 불린 씨앗이 사체에 닿으면 부정하다.





사체를 먹으면 안 된다

39 먹어도 되는 짐승이 죽었다면,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40 사체를 먹으면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사체를 들면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41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은 혐오스럽다. 먹으면 안 된다.

42 배로 다니거나, 네 발로 다니거나, 발이 많은 기어다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혐오스럽기 때문이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43 기어다니는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그것들로 인해 부정해지지 마라.

44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기어다니는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45 나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낸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 레위기 11장 44~45절, 19장 2절, 20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음식법이 단순한 위생 규칙이 아님을 보여주는 선언이다. 음식 선택이 정체성의 문제다. “무엇을 먹느냐”가 “너는 누구냐”와 연결된다. 이스라엘의 일상이 거룩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신학이다.

음식법의 고대 근동 사회 배경 —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도 제의적 음식 금기가 있었다. 그러나 레위기의 체계는 그것들과 차별화된 원칙을 갖는다. 메리 더글러스(Mary Douglas)는 1966년 저서 『순수와 위험(Purity and Danger)』에서 레위기 음식법을 “범주적 경계를 넘나드는 것들”에 대한 거부로 해석했다. 완전히 한 범주에 속하는 것만 먹는다는 것이다. 이 해석이 이후 레위기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대교의 카쉬루트 — 이 규례들은 유대교에서 “카쉬루트(כַּשְׁרוּת, 코셔 법)” 체계로 발전했다. 음식 준비, 도살 방식, 육류와 유제품의 분리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규례 체계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은 이 법을 지킨다. 신약성경에서 베드로는 이 음식법에 충실했으나(사도행전 10~11장), 이방인 선교를 위한 계시를 받는다.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은 안 지키나 — 신약 세 장면에서 풀린다. (1)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욥바에서 환상을 본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고, “잡아 먹어라”는 음성이 들린다. 베드로가 거절하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답이 세 번 반복된다. 이 환상의 표면은 음식이지만, 직후의 적용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받아들이는 사건이다. 정결법 자체가 ’이방과 이스라엘을 가르던 울타리’였기 때문에, 울타리가 거두어지는 순간 음식 규정도 함께 풀린다. (2) 마가복음 7장 19절: 예수가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더럽힐 수 없다”고 가르친 직후, 마가는 괄호 주석으로 “이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심이라”라고 못박는다. (3) 사도행전 15장 —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 신자에게 모세 율법을 부과할지 논쟁한 끝에, “피·목매어 죽인 것·우상의 제물·음행만 금하면 된다”고 결정. 돼지·갑각류 같은 정결법은 이방 신자에게 묶지 않기로 공식 합의된다.

셋으로 나뉜 율법 — 초기 교회는 모세 율법을 셋으로 나눠 봤다. (1) 도덕법 — 십계명의 핵심, 영구히 유효. (2) 시민법 — 고대 이스라엘 국가의 법, 국가가 사라졌으니 폐기. (3) 의식법 — 제사·정결·식사,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폐기. 돼지 금지는 (3)에 들어간다. 히브리서가 제사 제도를 “장차 올 것의 그림자”(10장 1절)라고 부른 논리가 식사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율법이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성취되어*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신학이다.*

“성취되어 폐기”가 무슨 뜻인가 — “성취”는 폐지의 반대말처럼 들리지만, 신약 신학에서는 둘이 한 동작이다. 예수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마태복음 5장 17절)고 선언했다. 핵심 비유는 그림자와 실체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옛 제사 제도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실체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림자는 실체가 도착하면 사라진다.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가리키던 대상이 도착해서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성취됐나 — (1) 제사: 매년 반복하던 짐승 제사는 십자가의 단번 제사로 완성됐다(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0–14절). 더 이상 송아지 피와 염소 피가 필요 없다. (2) 유월절 어린양: 이집트의 죽음을 막던 그 어린양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로 성취된다(고린도전서 5장 7절). (3) 성막·성전: 거룩한 분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옮겨졌고(요한복음 2장 19–22절), 이후 성령으로 신자 안에 거한다. (4) 정결법(음식·접촉): 부정한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킨다는 옛 방향이, 그리스도가 부정한 자를 만져 깨끗하게 하는 새 방향으로 뒤집힌다. 나병 환자를 만지고, 시체를 만지고, 부정한 여인의 손길을 받는 장면들이 다 같은 신호다. 그래서 음식의 정·부정 구분도 더는 필요 없어진다.

왜 이게 “폐기”로 보이나 — 효과 면에서는 똑같이 안 지킨다. 차이는 왜 안 지키나에 있다. 율법주의자가 보면 “성경이 명한 걸 무시한다”가 되고, 무관심한 자가 보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된다. 신약의 입장은 제3의 길이다 — 명령은 진짜였고, 가리키던 실체에 도달했고, 표지판은 목적지에 닿은 사람에게는 불필요해졌다는 것. 비계는 건물이 서면 치우고, 약혼반지는 결혼 후 결혼반지로 대체된다. 그게 “성취되어 폐기”다.

모두가 풀어 준 건 아니다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SDA, Seventh-day Adventist)는 오늘날도 돼지·갑각류를 안 먹고, 에티오피아 정교회·콥트 정교회도 돼지를 피하는 전통이 강하다. 동방 정교회는 사순절·대림절 같은 금식 기간에 육류 전반을 끊는다. 이슬람의 할랄(돼지 금지)도 같은 셈족 전통의 연속선이다. “안 지킨다”는 건 주로 서방 가톨릭과 개신교 주류의 입장이지, 기독교 전체의 합의는 아니다.

46 짐승과 새와 물에 사는 것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것의 규례다.

47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장 — 아이를 낳은 산모의 정결 기간. 아들과 딸의 기간이 다르다. 피의 신학이 새 생명의 탄생과 연결된다.




레위기 12장 — 아이를 낳은 후


산모의 정결

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여자가 임신해 사내아이를 낳으면, 월경 때처럼 7일 동안 부정하다.

3 여덟째 날에 아이의 포피를 잘라야 한다.

4 그런 다음 33일 동안 정결한 피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린다. 거룩한 것을 만지거나 성소에 가면 안 된다. 정결 기간이 끝날 때까지.

5 딸을 낳으면, 월경 때처럼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런 다음 66일 동안 정결한 피가 깨끗해지기를 기다린다.

아들과 딸의 기간 차이 — 아들: 7+33일=40일. 딸: 14+66일=80일. 딸이 두 배다. 이 비대칭성이 왜 존재하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고대에는 딸 출산이 출혈량이 더 많다는 의학적 관찰이 있었다는 설명, 여아가 자라서 월경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해석, 당시 가부장 문화의 반영이라는 해석이 있다. 어느 것도 본문이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부정하다”는 것의 의미 — 레위기의 “부정(不淨, 투마)”은 도덕적 죄와 다르다. 출산, 월경, 사체 접촉, 피부병 등으로 인한 부정함은 도덕적 잘못이 아니다. 의식적 상태(ritual state)의 문제다. 피가 흐르는 상태는 경계선의 상태다 — 생명(피)이 몸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다. 이 상태에서 성소에 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현대 감각으로 “차별”처럼 보이지만, 고대 제의 논리에서는 “생명의 흐름이 완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였다.





정결 기간이 끝나면

6 아들이든 딸이든 정결 기간이 끝나면,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속죄제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회막 문으로 가져온다. 제사장에게.

7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드려 속죄한다. 그러면 피의 흐름에서 깨끗해진다.

이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낳은 산모의 규례다.

8 어린 양을 드릴 능력이 없으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온다. 하나는 번제, 하나는 속죄제. 제사장이 속죄하면 깨끗해진다.

마리아의 정결 제사 — 누가복음 2장 22~24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탄생 후 정결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다.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 레위기 12장 8절의 가난한 자를 위한 대안이다. 가브리엘이 찾아온 그 집안은 성전에 어린 양을 드릴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는 뜻이다. 누가는 이 디테일을 통해 예수님의 가정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편에 있었음을 조용히 서술한다.

40일의 의미 — 아들의 경우 40일이 정결 기간이다. 성경에서 40일은 변환의 시간이다. 대홍수 40일, 모세의 시내산 40일, 광야 40년(40×365). 산모의 40일도 같은 상징 선상에 있다. 한 생명이 세상에 출현하고 그 어머니가 새로운 상태로 돌아오는 변환의 시간이다.

출산 정결의 신학 — 레위기 12장을 여성 차별로 읽는 시각은 현대적 감수성에서 나온다. 고대 제의 체계에서 이 규례는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에 신성한 무게를 두는 것이었다. 출산은 피와 죽음의 위험이 교차하는 경계선의 경험이었다. 그 경계를 넘어온 산모가 점차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의식으로 표시했다. 차별이 아니라 경이의 표시였다는 해석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다.



다음 장 — 피부병(레프라)의 진단.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한다. 세밀한 검사 과정이 기록된다.




레위기 13장 — 제사장이 피부를 보다


레프라란 무엇인가

1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사람의 피부에 뭔가 솟아오르거나, 껍질 같은 게 생기거나, 반점이 생겨 피부병처럼 되었다면 — 제사장 아론에게나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가야 한다.

3 제사장이 피부 병변을 진단한다. 병변의 털이 하얗게 변했고, 병변이 피부보다 깊어 보이면 — 그것은 레프라(Tsara’at)다. 제사장이 봐서 부정하다고 선언한다.”

레프라(צָרַעַת, Tsara’at) — 한국어 성경에서 ’나병’으로 번역되어 온 단어지만, 현대 한센병(leprosy)과는 다르다. 레위기 13장의 묘사를 보면, 곰팡이, 습진, 건선, 백반증, 각종 피부 병변을 포함하는 넓은 범주다. 심지어 13장 47절 이하에서는 옷에 생기는 것, 14장 34절 이하에서는 집 벽에 생기는 것도 같은 단어를 쓴다. 현대 영어 성경들은 “infectious skin disease” 또는 그냥 “disease”로 번역한다. 한국의 한센병 차별 역사 때문에 ’나병’이라는 번역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진단 기준 — 증상이 불분명할 때

4 피부의 반점이 하얗지만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털도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면 — 제사장이 7일 동안 격리한다.

5 7일째에 제사장이 다시 진단한다. 병변이 그대로이고 퍼지지 않았다면, 7일 더 격리한다.

6 14일째에 제사장이 다시 진단한다. 병변이 바래고 퍼지지 않았다면 — 그건 피부 발진이다. 깨끗하다. 옷을 빨고 깨끗해진다.

7 제사장에게 보인 후 발진이 피부 위에 퍼졌다면,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8 제사장이 다시 진단해 퍼졌다면 — 레프라다. 부정하다.

격리 — 레위기 13장에서 제사장이 확진할 수 없을 때 7일 격리를 두 번 지시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 관찰 때문이다. 퍼지면 위험, 줄어들거나 그대로면 안전이라는 경험적 기준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격리(quarantine) 지침 중 하나다.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에는 이런 체계적 관찰·격리 지침이 없다.





오래된 병변

9 사람에게 레프라 병변이 생겼다면 제사장에게 데려간다.

10 제사장이 진단한다. 피부에 하얀 솟아오름이 있고 털이 하얗게 변했으며 살이 문드러져 있다면,

11 오래된 레프라다.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한다. 다시 격리하지 않는다 — 이미 부정하기 때문이다.

12 레프라가 피부 위에 퍼져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사장이 볼 수 있는 모든 피부를 뒤덮었다면,

13 제사장이 진단한다. 병이 온몸을 뒤덮었다면 — 깨끗하다고 선언한다.

14 그러나 문드러진 살이 생기면 부정하다.

15 제사장이 문드러진 살을 보면 부정하다고 선언한다. 문드러진 살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레프라다.

16 문드러진 살이 다시 하얗게 변하면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17 제사장이 진단한다. 병변이 하얗게 변했다면 — 깨끗하다고 선언한다. 깨끗하다.





종기와 화상

18 피부에 종기가 났다가 나은 자리에,

19 하얀 솟아오름이나 붉고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20 제사장이 진단한다. 피부보다 깊어 보이고 털이 하얗게 변했다면 — 부정하다. 종기에서 퍼진 레프라다.

21 털이 하얗지 않고 피부보다 깊지 않고 바랬다면 — 7일 격리한다.

22 퍼졌다면 부정하다. 퍼지지 않았다면 깨끗하다.

23 반점이 제자리에 있고 퍼지지 않았다면 — 종기 흉터다. 깨끗하다.

24 불에 데인 자리에 붉고 하얀 반점이나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25 제사장이 진단한다. 반점 털이 하얗게 변하고 피부보다 깊어 보이면 — 화상 자리에 퍼진 레프라다. 부정하다.

26 털이 하얗지 않고 피부보다 깊지 않고 바랬다면 — 7일 격리한다.

27 7일째 진단해 퍼졌다면 — 부정하다.

28 퍼지지 않고 바랬다면 화상 솟아오름이다. 깨끗하다.





머리와 수염의 병변

29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수염에 병변이 생겼다면,

30 제사장이 진단한다. 피부보다 깊어 보이고 누런 가는 털이 있다면 — 두부 레프라(옴)다. 부정하다.

31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고 검은 털이 없다면 — 7일 격리한다.

32 7일째 진단한다. 옴이 퍼지지 않고 누런 털이 없고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으면,

33 면도하되 병변 부위는 면도하지 않는다. 7일 더 격리한다.

34 7일째 진단한다. 옴이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깊어 보이지 않으면 — 깨끗하다. 옷을 빨고 깨끗하다.

35 깨끗해진 후 옴이 퍼졌다면,

36 제사장이 진단한다. 퍼졌다면 누런 털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부정하다.

37 그러나 옴이 그대로이고 검은 털이 났다면 — 나은 것이다. 깨끗하다.





백반증(흰 반점)

38 남자든 여자든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39 제사장이 진단한다. 반점이 희미한 흰색이면 — 백반증이다. 깨끗하다.





탈모

40 머리가 빠졌다면 — 그건 대머리다. 깨끗하다.

41 이마쪽 머리가 빠졌다면 — 그것도 대머리다. 깨끗하다.

42 대머리 부분에 붉고 하얀 병변이 생겼다면 — 레프라가 퍼지는 것이다.

43 제사장이 진단한다. 솟아오름이 붉고 하얗다면 — 부정하다.

44 레프라가 있는 자다. 부정하다.





레프라 환자의 처리 — 진영 밖으로

45 레프라가 있는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46 병이 있는 동안 계속 부정하다. 혼자 살아야 한다. 진영 밖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 히브리어 “타메! 타메(טָמֵא טָמֵא)”. 레프라 환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정한 상태임을 소리쳐 알려야 했다. 이 규례의 일차 기능은 전염 방지였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도 깊었다. 레프라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다 — 진영 밖, 나중에는 성읍 밖.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끊겼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레프라 환자를 만지신 사건(마가복음 1장)은 이 격리를 깨는 행위였다. 접촉 금지 선을 예수님이 넘었다.

진영 밖의 신학 — 레위기에서 “진영 밖”은 죽음·불결·저주의 공간이다. 속죄제 수송아지를 태우는 곳, 나답·아비후의 시체를 옮긴 곳, 레프라 환자가 사는 곳.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장막을 진영 밖에 쳤다(출애굽기 33장).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문 밖”의 신학으로 해석한다.





옷에 생기는 레프라

47 양털 옷이든 아마포 옷이든 레프라 같은 것이 생겼다면,

48 날실이든 씨실이든, 아마포든 양털이든, 가죽이나 가죽 제품이든.

49 녹색이나 붉은 반점이 생겼다면 — 레프라 같다.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50 제사장이 보고 7일 격리한다.

51 7일째에 다시 진단한다. 날실이나 씨실이나 가죽에 퍼졌다면 — 악성 레프라다. 부정하다.

52 불에 태워야 한다. 악성 레프라가 불에 타야 하기 때문이다.

53 7일째 진단에 퍼지지 않았다면,

54 물에 빨게 하고 7일 더 격리한다.

55 7일째 다시 진단한다. 빨았어도 반점이 변하지 않았다면 — 부정하다. 불에 태워야 한다. 반점이 안팎으로 깊이 들어있는 것이다.

56 빨고 나서 반점이 바랬다면 — 찢어서 버린다.

57 다시 보인다면 — 퍼진 것이다. 가진 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58 빨아서 반점이 사라졌다면 — 다시 빨면 깨끗하다.

59 이것이 양털이나 아마포의 날실·씨실 옷이나 가죽 제품의 레프라 규례다.

옷과 집에 생기는 레프라 — 현대 감각에서 의아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곰팡이(mold)나 이끼(mildew)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습기 많은 기후에서 양모나 가죽에 번지는 특정 균류를 “레프라”와 같은 범주로 묶었다. 옷에 핀 곰팡이를 제사장이 진단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만, 같은 언어로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레위기의 일관성을 보여준다.



다음 장 — 레프라에서 나은 자를 위한 정결 의식. 새 두 마리가 등장한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산 채로 날아간다. 속죄와 해방의 상징이다.




레위기 14장 — 새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날아간다


레프라 정결 의식 — 첫째 날

1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레프라가 나은 자의 정결 의식 규례다. 제사장에게 데려간다.

3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 진단한다. 레프라가 나았다면,

4 정결하게 할 자를 위해 명한다. 살아 있는 정한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한다.

5 제사장이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토기에서 잡게 한다.

6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에 적신다.

7 레프라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일곱 번 뿌리고 정한다고 선언한다. 살아 있는 새는 들판으로 놓아준다.”

두 마리 새의 의식 — 새 한 마리는 죽어 피를 내고, 다른 한 마리는 그 피에 적셔진 채 자유롭게 날아간다. 이 의식은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욤 키푸르) 염소 두 마리 의식과 같은 구조다 — 하나는 죽고, 하나는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진다. 죄·부정함이 ’제거되어 없어진다’는 시각적 상징이다. 죽음과 생명이 모두 사용되어 완전한 정결을 만들어낸다.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 — 이 세 가지 조합은 레위기 14장, 민수기 19장(붉은 암소 정결 의식)에 함께 등장한다. 각각의 상징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백향목은 당시 가장 귀한 나무, 홍색은 생명·피의 색, 우슬초는 정결·뿌림의 도구였다. 유대 미드라쉬 문헌들은 교만(큰 나무 백향목)이 겸손(작은 풀 우슬초)으로 치유된다는 알레고리로 읽기도 한다.





레프라 정결 의식 — 이후 과정

8 정결하게 될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는다. 깨끗해진다.

그 후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7일 동안 자기 장막 밖에서 머물러야 한다.

9 7일째에 모든 털을 민다 — 머리, 수염, 눈썹. 모든 털을 민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다. 깨끗해진다.





여덟째 날 — 제사

10 여덟째 날에 흠 없는 어린 숫양 두 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소제 3/10 에바, 기름 1/3 로그를 가져온다.

11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정결하게 될 자와 그 물건을 회막 문 여호와 앞에 세운다.

12 제사장이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취해 기름 1로그와 함께 속건제로 드린다.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든다.

13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곳에서 잡는다. 속건제와 속죄제처럼. 속건제는 제사장의 것이다. 가장 거룩한 것이다.

14 제사장이 속건제 피를 취해,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15 제사장이 기름 1로그를 취해 자기 왼손에 붓는다.

16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의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17 손의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 속건제 피 위에 바른다.

18 손에 남은 기름을 그의 머리에 바른다.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한다.

19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 그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한다. 그 후 번제물을 잡는다.

20 제사장이 소제와 함께 번제를 제단 위에서 드린다. 제사장이 속죄하면 깨끗해진다.

8일째 의식의 구조 — 임직 의식(8장), 아론의 첫 제사(9장)가 8일째 시작했듯, 레프라에서 회복된 자도 8일째 공동체로 돌아온다. 7은 완성, 8은 새 시작이다. 격리에서 공동체로의 복귀는 단순히 의학적 완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다시 — 임직 때 아론과 아들들에게 피가 발려졌던 그 지점(8장 23~24절)과 동일하다. 제사장 임직의 언어가 레프라 정결 의식에서 다시 사용된다. “이제 너는 다시 온전한 사람이다”는 선언을 몸의 세 지점이 표시한다. 귀는 다시 들을 수 있고, 손은 다시 만질 수 있고, 발은 다시 공동체 안에서 걸을 수 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대안

21 가난하여 그만큼 준비하지 못한다면, 속건제로 어린 숫양 한 마리만 취한다. 자기를 위해 속죄하는 요제와,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10 에바와, 기름 1로그.

22 능력에 따라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 하나는 속죄제, 하나는 번제.

23 여덟째 날에 정결 의식을 위해 회막 문 여호와 앞의 제사장에게 가져간다.

24 제사장이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로그를 취해 요제로 여호와 앞에서 흔든다.

25 속건제 어린 양을 잡는다. 제사장이 피를 취해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

26 제사장이 기름 일부를 자기 왼손에 붓는다.

27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의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일곱 번 뿌린다.

28 손의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 속건제 피가 발린 자리에 바른다.

29 손에 남은 기름을 머리에 바른다. 속죄한다.

30 능력에 따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 하나를 속죄제로,

31 다른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린다.

32 이것이 레프라가 있는 자 중 정결 의식을 위해 가난하여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자의 규례다.





집에 생기는 레프라

33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34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가 기업으로 받은 집에 레프라 같은 것을 생기게 한다면,

35 그 집 주인이 제사장에게 가서 말한다. ‘내 집에 무언가 레프라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36 제사장이 집을 진단하러 가기 전에, 집 안의 모든 것을 치우도록 명한다. 집 안의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되지 않도록.

그런 다음 제사장이 들어가 집을 진단한다.

37 병변이 벽에 녹색이나 붉은 함몰된 반점으로 벽면보다 깊어 보이면,

38 제사장이 집 문으로 나와 7일 문을 닫아둔다.

39 7일째에 제사장이 다시 진단한다. 벽에 퍼졌다면,

40 병변 있는 돌을 빼어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한다.

41 집 안을 안쪽에서 긁고 긁어낸 흙을 성읍 밖 부정한 곳에 버린다.

42 다른 돌로 그 돌들을 대신하게 한다.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른다.

43 돌을 빼고 집을 긁고 다시 바른 후에도 레프라가 다시 퍼지면,

44 제사장이 들어가 진단한다. 퍼졌다면 악성 레프라다. 집이 부정하다.

45 집을 허물어야 한다. 돌과 나무와 모든 흙을 성읍 밖 부정한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46 닫혀 있는 동안 집에 들어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47 집에서 잠을 잔 자는 옷을 빨아야 한다. 집에서 먹은 자도 옷을 빨아야 한다.

48 제사장이 들어가 진단했을 때 퍼지지 않았다면 — 집을 깨끗하다고 선언한다. 레프라가 나았기 때문이다.

49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새 두 마리,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온다.

50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토기에서 잡는다.

51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 있는 새를 가져다 잡은 새 피와 흐르는 물에 적신다. 집에 일곱 번 뿌린다.

52 새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한다.

53 살아 있는 새는 성읍 밖 들판으로 놓아준다. 집을 위해 속죄한다. 깨끗해진다.

54 이것이 모든 종류의 레프라 — 옴, 55 옷과 집의 레프라, 56 솟아오름, 발진, 반점에 관한 규례다.

57 어느 날이 부정하고 어느 날이 깨끗한지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레프라 규례다.

집의 레프라 — 현대적으로는 곰팡이(특히 독성 검은 곰팡이)나 이끼, 건물 벽면의 특정 균류 오염으로 이해된다. 오염된 돌을 제거하고 집을 허무는 처방은 현대 건강 기준으로도 합리적이다. 그러나 레위기의 관심은 건강만이 아니다 — 거룩한 공동체가 거하는 공간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공간까지 정결해야 한다.

레프라 정결 의식과 인간 존엄 — 레위기 13~14장을 통해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레프라 환자를 격리하는 규례가 있지만, 동시에 나음을 선언하고 공동체로 귀환하는 완전한 절차도 있다. 격리는 영구 추방이 아니었다. 나으면 돌아올 수 있었다. 정결 의식의 세밀함은 그 귀환을 공동체 전체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었다. 회복된 사람을 온전히 다시 받아들이는 절차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레프라 — 예수님은 레프라 환자들을 만지셨다(마태복음 8장). 접촉 자체가 금지된 사람을 만지는 것은 레위기 규례상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는 행위였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지 않는다 — 오히려 정결함이 환자에게 흘러간다. 레위기 정결법의 역전이었다.



다음 장 — 몸에서 나오는 유출물 — 남자의 유출과 여자의 월경. 역시 생명의 흐름에 관한 정결 규례들이다.




레위기 15장 —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


남자의 유출

1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남자의 몸에서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 때문에 그는 부정하다.

3 유출이 계속 흐르든, 막혀 있든 — 그것은 부정하다.

4 유출 있는 남자가 누운 자리는 부정하고, 그가 앉은 것도 부정하다.

5 그 침구를 만지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6 그 남자가 앉은 자리에 앉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7 유출 있는 남자의 몸에 직접 닿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8 유출 있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9 유출 있는 남자가 탄 안장도 부정하다.

10 그 남자 아래에 있던 것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것을 메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11 유출 있는 남자가 손을 씻지 않고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12 유출 있는 남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나무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이 규례는 고대 근동 전반에서 찾을 수 있는 의례적 정결 개념과 맞닿는다. 그러나 레위기의 틀 안에서 이 규례들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문제다 — 성막이라는 거룩한 공간에 가까이 가기 위한 조건들이다.





유출이 그친 뒤

13 유출 있는 남자의 유출이 그치면, 그는 정결을 위해 7일을 기다려야 한다.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하다.

14 8일째 되는 날, 그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회막 입구에서 야훼 앞에 나아가 제사장에게 드린다.

15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이 그를 위해 야훼 앞에서 속죄 예식을 행한다.

흐르는 물(마임 하이임, מַיִם חַיִּים, 살아 있는 물) — 고인 물이 아닌 샘물이나 흐르는 강물을 가리킨다. 씻는 의식에서 정지된 물과 흐르는 물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후대 유대 전통은 이 원칙을 미크베(mikveh, 의례적 목욕탕) 설계에 반영했다.





사정에 대한 규례

16 남자가 사정했으면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17 사정 때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로 빨아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18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함께한 경우, 둘 다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도 의례적 부정을 초래한다는 이 규례는, 성 자체를 죄로 보는 관점이 아니다. 생명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 출산·죽음·피·정액 — 이 일정한 전환의 상태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 전환은 죄가 아니라, 일상과 거룩한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문턱이다.





여인의 월경

19 여인이 월경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녀를 만지는 사람은 누구나 저녁까지 부정하다.

20 월경 중인 여인이 누운 자리는 무엇이든 부정하고, 그녀가 앉은 것도 부정하다.

21 그 침구를 만지는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22 그녀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23 그 위에 있는 것 — 침구든 자리든 — 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24 남자가 월경 중인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하면, 그녀의 부정이 그에게 옮겨진다.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





지속적 출혈

25 월경 기간이 아닌데 출혈이 지속되거나, 월경 기간보다 길어지면, 출혈이 계속되는 동안 부정하다. 월경 때처럼 부정하다.

26 출혈 기간 동안 그녀가 누운 자리는 모두 월경 때의 침구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앉은 것도 마찬가지다.

27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28 출혈이 그치면 7일을 기다린 뒤, 그 후에 정결하다.

29 8일째 되는 날, 그녀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에게 드린다.

30 제사장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이 그녀를 위해 야훼 앞에서 속죄 예식을 행한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혈루증 여인(마태복음 9:20~22, 마가복음 5:25~34) — 12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된 그 여인은, 레위기 15:25의 규례 아래 12년 내내 부정한 상태였다. 그녀가 군중 속에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행위는 규례상 금지된 것이었다. 그 접촉이 고침을 가져왔다. 예수는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나갔다고 했다. 본문과 복음서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 그 만남의 무게가 달라진다.





마무리

31 “이스라엘 자손을 부정에서 지켜라. 그들이 자기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부정한 중에 죽는 일이 없게 하라.”

32 이것은 유출 있는 남자에 관한 규례다. 사정으로 부정해진 남자에 관한 것이다.

33 월경하는 여인에 관한 것이다. 유출이 있는 남자나 여자에 관한 것이다. 부정한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한 남자에 관한 것이다.

레위기 15장은 전체적으로 대칭 구조를 이룬다 — 남자의 병적 유출(1~15절) / 남자의 사정(16~18절) / 여인의 월경(19~24절) / 여인의 병적 출혈(25~30절). 이 대칭은 남녀의 신체 현상을 동등한 무게로 다루는 구조다. 어느 한쪽을 더 불결하게 취급하는 체계가 아니다.



다음 장 —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온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처리하는 그 날 — 속죄일(욤 키푸르)이다. 두 마리 염소가 각각 다른 운명을 맞는다.




레위기 16장 — 지성소에 들어가는 단 하루


아론에게 주어진 경고

1 아론의 두 아들이 야훼 앞에 나아가다 죽은 일이 있었다. 그 뒤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아론에게 전하라. 때를 가리지 않고 휘장 안,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언약궤 위 속죄판 앞에 내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죽는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서 허락받지 않은 불을 드리다 죽었다. 16장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후속이다. 지성소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죽음이 먼저 있었기에 이 규례가 나온다.

3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를 위한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4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두르고, 세마포 모자를 써야 한다. 이것들이 거룩한 의복이다. 몸을 물로 씻고 난 뒤 입어야 한다.

대제사장의 평소 예복은 금과 자주색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것이다(출애굽기 28장). 그러나 속죄일에는 그 모든 것을 벗고 흰 세마포만 입는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날, 그는 가장 단순한 차림으로 선다.

5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속죄제를 위한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를 위한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두 마리 염소

6 아론은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 예식을 행한다.

7 두 마리 숫염소를 가져다가 회막 입구, 야훼 앞에 세운다.

8 아론이 두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는다 —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해, 한 제비는 아사셀(Azazel)을 위해.

아사셀(עֲזָאזֵל) — 어원이 확실하지 않다. 두 해석이 경쟁한다. (1) ‘염소(עֵז)가 사라지다(אָזַל)’, 즉 ‘사라지는 염소’. (2) 광야에 거하는 어떤 존재의 이름 — 고대 유대 문헌 에녹서(BC 3~1세기)는 타락한 천사 이름으로 아사셀을 쓴다. 어느 해석이든 본문의 구조는 같다 — 죄를 지고 공동체 바깥으로 완전히 내보내지는 염소.

9 야훼를 위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속죄제로 드린다.

10 아사셀을 위한 제비가 뽑힌 염소는 야훼 앞에 살아 세워둔다. 속죄 예식을 행한 뒤, 그것을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내보낸다.





지성소에 들어가다

11 아론이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고,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 예식을 행한다. 수송아지를 잡는다.

12 그런 다음 야훼 앞 제단의 불 향로를 가득 채운 불을 가져온다. 곱게 빻은 향 두 움큼도 가져온다. 그것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13 야훼 앞에서 향을 불 위에 놓는다. 향 연기가 언약궤 위 속죄판을 덮어야 한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향 연기가 먼저 들어간다. 연기가 야훼의 임재를 가려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다. 직접 대면은 죽음이다. 연기는 보호막이다.

14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판 동쪽에 뿌린다. 속죄판 앞에 일곱 번 뿌린다.

15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숫염소를 잡는다.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 수송아지 피로 한 것처럼 속죄판 위와 앞에 뿌린다.

16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죄와 모든 허물 때문에 지성소를 위한 속죄 예식을 행한다. 그들의 모든 부정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그분의 회막을 위한 속죄 예식도 마찬가지로 행한다.

17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예식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회막 안에 아무도 없어야 한다.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 예식을 마쳐야 한다.

18 그런 다음 야훼 앞 제단으로 나와 속죄 예식을 행한다.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뿔들에 바른다.

19 피를 손가락으로 제단 위에 일곱 번 뿌린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아사셀 염소

20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속죄 예식을 마친 뒤, 살아 있는 염소를 끌어온다.

21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얹는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잘못, 모든 죄, 모든 허물을 그 위에 고백한다.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어 — 준비된 사람 편에 광야로 보낸다.

22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간다. 염소는 황무지로 보내진다.

이 염소가 영어 단어 ’스케이프고트(scapegoat)’의 어원이다. ’도피 염소(escape goat)’에서 나온 표현으로, 영국 학자 윌리엄 틴데일이 1530년 성경 번역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오늘날 ’희생양’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단어의 출발점이 바로 이 장면이다.

두 염소의 구조 — 한 마리는 죽임으로 피를 드린다(죄의 대가를 치른다). 한 마리는 살려서 광야로 내보낸다(죄를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죄를 처리하는 두 가지 축이 각각 하나의 동물로 상징된다. 기독교 신학은 이 이중 구조를 예수의 죽음과 부활·승천에 투영했다.

23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놓는다.

24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는다. 그리고 나와서 자기를 위한 번제와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린다. 자신과 백성을 위한 속죄 예식을 행한다.

25 속죄제 지방은 제단 위에서 불살른다.

26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간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27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숫염소 — 그 피가 지성소에서 속죄 예식을 위해 드려진 것들 — 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 불에 태운다. 가죽과 살과 똥을 모두 태운다.

28 태운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영원한 규례

29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스스로를 엄하게 삼가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든 — 아무 일도 하지 마라.

30 그날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 예식이 행해진다. 너희는 야훼 앞에서 모든 죄에서 정결해진다.

31 그날은 완전한 안식일이다. 스스로를 엄하게 삼가야 한다. 영원한 규례다.

“스스로를 엄하게 삼가야 한다”(개역: ‘괴롭게 하라’) — 히브리어 ‘이누 나프쇼(עִנָּה נַפְשׁוֹ)’, 문자적으로 ‘자기 생명/영혼을 낮추다’. 후대 유대교는 이것을 5가지 금욕으로 해석했다 — 먹지 않기, 마시지 않기, 목욕하지 않기, 기름 바르지 않기, 가죽 신발 신지 않기. 25시간 금식이 욤 키푸르의 핵심 관행이 되었다.

32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해 제사장으로 위임된 자가 속죄 예식을 행한다. 세마포 거룩한 의복을 입어야 한다.

33 그는 지성소를 위한 속죄 예식을 행한다. 회막을 위해, 제단을 위해 행한다. 제사장들을 위해, 백성 온 회중을 위해 행한다.

34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 때문에 1년에 한 번 속죄 예식을 행한다.

모세가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욤 키푸르(Yom Kippur, יוֹם כִּפּוּר, ‘속죄의 날’) — 유대교 달력 7월(티슈리월) 10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가장 엄숙하게 지키는 날이다. 회당은 만원이 되고,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은 25시간 금식한다. 국가 수준에서 이 날의 의미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1973년 욤 키푸르 전쟁이다 — 이집트·시리아의 이스라엘 기습. 이스라엘이 이 날에 공격받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장 — 피에 대한 근본 선언이 온다. 피는 생명이다. 피를 먹는 것은 금지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이 직접 설명한다.




레위기 17장 — 피는 생명이다


짐승을 잡을 때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라.

3 이스라엘 집안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밖에서 잡든 —

4 회막 입구로 가져와 야훼의 성막 앞에서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 흘림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를 흘렸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겨야 한다.

5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판에서 잡던 희생 제물을 야훼 앞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다 — 회막 입구 제사장에게 가져와 야훼에게 화목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

6 제사장이 그 피를 회막 입구 야훼의 제단에 뿌리고, 지방을 불살라 야훼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다.

7 그들이 음란하게 따라다니던 염소 귀신들에게 다시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말라. 이것은 그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염소 귀신들(세이림, שְׂעִירִם)’ — 문자적으로 ‘털복숭이 것들’, 또는 ‘수염소들’. 광야에 산다고 믿어진 정령적 존재들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것들이라는 암시가 있다(레위기 17:7).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보내지는 배경에 이 개념이 겹쳐 있다. 고대 근동의 광야는 정령이 거하는 위험한 공간이었다.





피를 먹지 마라

8 또 그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집안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든 —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9 회막 입구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겨야 한다.

10 이스라엘 집안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든 — 어떤 피든 먹으면, 나는 그 사람을 향해 내 얼굴을 돌린다. 피를 먹은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11 살아 있는 것의 생명은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준 것은 제단 위에서 너희의 생명을 위한 속죄에 쓰기 위해서다. 피가 속죄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12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 — 너희 가운데 아무도 피를 먹지 마라.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도 피를 먹지 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든 —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을 때,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14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다 —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이 그 피이기 때문이다. 먹는 자는 끊겨야 한다.”

“피가 곧 생명이다”(하담 후 하나페쉬, הַדָּם הוּא הַנָּפֶשׁ) — 레위기에서 가장 철학적인 명제다. 피를 금하는 이유가 여기서 처음 명시적으로 밝혀진다. 피는 단순한 체액이 아니다. 피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논리는 이후 유대 음식법(코셔, Kosher)의 핵심이 되었다 — 도살할 때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코셔 규정의 핵심이다.

기독교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사도행전 15장)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한 몇 가지 규정 중 하나가 피를 먹지 않는 것이었다. 레위기 17장의 이 명령이 신약 시대까지 살아 있었다.





저절로 죽은 것

15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것을 먹으면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 정결하다.

16 빨지 않거나 씻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를 짊어진다.”

저절로 죽은 것(네벨라, נְבֵלָה)과 찢겨 죽은 것(트레파, טְרֵפָה) — 이 두 범주가 후대 유대 음식법에서 ’트레이프(treif, 부정한 음식)’라는 말로 통칭된다. 코셔의 반대말이다. 저절로 죽었다는 것은 피가 빠지지 않고 몸 안에 갇혔다는 의미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은 금지된다.



다음 장 — 성적 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나온다. 누구와 잠자리를 함께해서는 안 되는지 — 레위기는 직접적으로, 목록으로 말한다.




레위기 18장 — 이집트도 가나안도 아니다


들어가는 선언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3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관습을 따르지 마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가나안 땅의 관습도 따르지 마라. 그들의 법도를 따라 살지 마라.

4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살아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5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것들을 지키면 그것으로 산다. 나는 야훼다.”

“이집트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다” — 이 선언이 18장 전체의 액자다. 이스라엘의 성 윤리는 두 문명 모두와 구별된다. 단순한 금기 목록이 아니라, 정체성 선언이다 — 당신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오직 이 기준에 속한다.





근친 관계 금지

6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 가까운 혈육에게 가까이하여 그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나는 야훼다.

7 네 아버지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네 어머니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네 어머니다. 그녀의 몸을 범하지 마라.

8 네 아버지의 아내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것은 네 아버지의 벗은 몸이다.

9 네 누이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 아버지 쪽 누이든, 어머니 쪽 누이든, 집에서 자랐든, 밖에서 자랐든.

10 네 아들의 딸이나 네 딸의 딸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것은 곧 네 벗은 몸이기 때문이다.

11 네 아버지의 아내가 낳은 딸 — 그녀도 네 누이다. 그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12 네 아버지의 누이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네 아버지의 가까운 혈육이다.

13 네 어머니의 누이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네 어머니의 가까운 혈육이다.

14 네 아버지 형제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의 아내에게 가까이하지 마라. 그녀는 네 숙모다.

15 네 며느리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녀는 네 아들의 아내다. 그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16 네 형제의 아내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것은 네 형제의 벗은 몸이다.

17 여자와 그 딸의 벗은 몸을 동시에 범하지 마라. 그 아들의 딸이나 그 딸의 딸도 범하지 마라. 그들은 가까운 혈육이다. 그것은 흉악한 짓이다.

18 네 아내가 살아 있는 동안 그 누이를 아내로 들여 경쟁하게 하지 마라.”

레위기 18장의 근친 목록은 법적 정의가 아니라 경계선 설정이다. “벗은 몸을 범한다(גָּלָה עֶרְוָה, 갈라 에르와)”는 표현은 성적 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한 법률 용어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표현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곳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이다.

고대 근동에서 근친 결혼은 드물지 않았다. 이집트 왕가는 남매 결혼을 관행으로 삼았다. 아브라함도 이복누이 사라와 결혼했다(창세기 20:12). 레위기의 이 규정은 그 이전 시대와의 단절이다.





그 밖의 성 규범

19 “월경 중인 여인의 벗은 몸을 범하여 그 부정에 가까이하지 마라.

20 네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하여 그녀로 인해 부정해지지 마라.

21 네 자녀를 몰렉(Molech · ㉸ 몰록)에게 바쳐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마라.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야훼다.

22 여자와 잠자리를 하듯이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일이다.

23 어떤 짐승과도 잠자리를 함께하여 부정해지지 마라. 여자도 짐승에게 몸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혼란이다.”

몰렉(몰록) — 가나안과 페니키아 지역의 신. 자녀를 불에 바치는 의식과 연관된 신으로 성경에 등장한다. 고고학적으로 카르타고(현대 튀니지)의 토펫(Tophet) 유적에서 어린이 유해가 대량 발굴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것이 정말 종교적 아동 희생인지, 자연사한 어린이의 화장인지는 학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다.

레위기 18:22 — “남자와 남자의 잠자리”에 관한 이 구절은 현대에 가장 많이 논쟁된 성경 구절 중 하나다. ’역겨운 것(토에바, תּוֹעֵבָה)’이라는 단어는 레위기에서 주로 이방 관습을 가리킬 때 쓰인다. 이 구절을 보편적 도덕법으로 읽느냐, 고대 이스라엘의 특정 맥락(가나안 종교 의식과 연관된 행위)에 국한된 것으로 읽느냐 — 해석이 수천 년 동안 갈려 왔다. 본문은 그 판단을 독자에게 남긴다.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24 “이 모든 것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것들 모두로 더럽혔다.

25 그래서 그 땅도 더럽혀졌다. 나는 그 땅의 죄악을 따져서 그 땅이 그 주민들을 토해내게 했다.

26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든 — 이 역겨운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행하지 마라.

27 너희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 역겨운 것들을 행했고, 그 땅은 더럽혀졌다.

28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 전에 있던 민족을 토해낸 것처럼, 너희를 토해낼 수도 있다.

29 이 역겨운 것들 가운데 어느 것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겨야 한다.

30 내 명령을 지켜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이 행한 역겨운 관습을 따르지 마라. 그것들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땅이 토해낸다” — 레위기의 독특한 언어다. 땅은 수동적 배경이 아니다. 땅은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반응하는 존재다. 가나안 민족의 추방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땅 자체가 더 이상 그들을 감당하지 못해 뱉어낸 것으로 묘사된다. 이스라엘에게도 같은 경고가 주어진다.



다음 장 — 레위기에서 가장 유명한 한 줄이 나온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9장은 그 말이 어떤 맥락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레위기 19장 —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전하라.

거룩하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두 줄이 레위기 17~26장 전체, 이른바 ’거룩 법전(Holiness Code)’의 기둥이다. 규칙들은 모두 이 한 명제에서 흘러나온다 —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야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윤리는 성품에서 나온다.





부모·안식일·우상

3 각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내 안식일들을 지켜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4 우상에게 돌아서지 마라. 주조한 신들을 만들지 마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가난한 자를 위한 몫

9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 밭 모서리까지 다 거두지 마라. 이삭을 다시 주우러 돌아오지 마라.

10 포도밭에서도 다시 거두지 마라. 땅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이 규정이 룻기의 배경이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 — 그것은 그녀의 구걸이 아니라, 레위기 19:9~10이 보장한 권리다. 사회 안전망이 법으로 내장되어 있었다.





사회 정의 선언들

11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12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야훼다.

13 네 이웃을 착취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 쥐고 있지 마라.

14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마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야훼다.

15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지 마라. 힘 있는 사람이라고 기울지 마라. 네 이웃을 공정하게 재판하라.

16 네 백성 사이에 중상모략하며 다니지 마라. 네 이웃의 피에 맞서 서지 마라. 나는 야훼다.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쥐고 있지 마라” — 일용직 노동자는 그날 벌어야 그날 먹는다. 하루 임금 지체는 그 가족의 저녁밥이 없어지는 것이다. 레위기는 그 가난의 물리적 현실을 안다.





이웃 사랑

17 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직접 그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18 복수하지 마라. 네 민족 사람들에게 원한을 품지 마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다.

레위기 19:18 — 예수는 이 구절을 율법 전체에서 가장 큰 두 계명 중 하나로 꼽았다(마태복음 22:39). 바울도 “다른 계명이 있다 해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다 들어 있다”고 했다(로마서 13:9). 2천 년 동안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이 처음 쓰인 곳은 여기다 — 복수 금지, 원한 금지라는 구체적인 맥락 바로 뒤에.





혼합 금지

19 내 규례를 지켜라.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배하지 마라. 네 밭에 두 가지 씨를 뿌리지 마라. 두 가지 재료로 짠 옷을 입지 마라.

혼합 금지(킬라임, כִּלְאַיִם) — 학자들은 이 규정이 창조 질서의 구분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해석한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했듯이, 그 경계를 흐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이 후대 유대 전통에서 모직과 아마포를 섞은 옷감 ’샤트네즈(shatnez)’를 금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외국인을 네 자신과 같이

33 외국인이 너희 땅에 머물 때 그를 억압하지 마라.

34 너희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을 본토 태생과 같이 대하라. 그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다” — 이 기억이 이스라엘의 외국인 보호 규정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논거다. 압제의 경험이 공감의 토대가 된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기억이 사라지면, 외국인 보호도 그 동기를 잃는다.





공정한 저울

35 재판에서나 도량형에서나 불의를 행하지 마라.

36 정확한 저울, 정확한 추, 정확한 되를 사용하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야훼다.

37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야훼다.”

레위기 19장은 모세 오경 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내용이 하나의 장에 모인 곳이다 — 부모 공경, 안식일, 우상 금지, 가난한 자를 위한 수확 규정, 임금 지체 금지, 장애인 배려, 사법 공정, 이웃 사랑, 외국인 보호, 공정한 도량형. 신학자 제이콥 밀그롬(Jacob Milgrom)은 19장을 “구약의 축소판”이라고 불렀다.



다음 장 — 19~18장의 금지 사항들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가 기록된다. 20장은 법전의 형사 조항이다.




레위기 20장 — 경계를 넘으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친 자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든 —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땅의 사람들이 돌로 쳐야 한다.

3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가 몰렉에게 자녀를 바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4 그 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도 못 본 체하여 죽이지 않으면, 5 나는 그 사람과 그 가족에게 내 얼굴을 돌리겠다. 그와 몰렉을 따르며 음란하게 따라다닌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신접한 자와 박수

6 “죽은 자의 영에게, 신접한 자에게 돌아서는 사람 — 그를 따라 음란하게 따라다니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돌려 그를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7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여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8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다.

9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 — 히브리 법에서 피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다는 법률 표현이다.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이 지는 것이 아니라, 처형이 정당하다는 뜻이다. 이 표현이 20장 전체에 반복된다.





성 규범 위반의 처벌

10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람 — 그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11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한 남자 —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간다.

12 며느리와 잠자리를 함께한 남자 — 둘 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은 혼란한 일을 행했다.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간다.

13 여자와 잠자리를 하듯이 남자와 잠자리를 함께한 남자 — 둘 다 역겨운 일을 행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간다.

14 여자와 그 어머니 둘 다를 취한 남자 — 그것은 흉악한 짓이다. 그와 그들을 불로 태워야 한다. 너희 가운데 흉악함이 없게 하라.

15 짐승과 잠자리를 함께한 남자 — 반드시 죽여야 한다. 짐승도 죽여야 한다.

16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가까이하면 — 그 여자와 짐승을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간다.

17 자기 누이 —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 의 벗은 몸을 범하고 그녀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자기 백성 앞에서 끊겨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의 몸을 범했으니 자기 죄를 짊어진다.

18 월경 중인 여인과 잠자리를 함께하여 그 몸을 범하면 — 그는 그녀의 흐름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도 자기 흐름을 드러냈다.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겨야 한다.

19 네 외숙모나 고모의 벗은 몸을 범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혈육의 몸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죄를 짊어진다.

20 숙모와 잠자리를 함께하면 — 그것은 자기 숙부의 벗은 몸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녀 없이 죽는다.

21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 그것은 부정한 일이다. 그는 자기 형제의 벗은 몸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은 자녀 없이 지낸다.”

레위기 20장의 처벌 목록은 18장의 금지 목록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모두 같지 않다 — 어떤 것은 사형(10~16절), 어떤 것은 추방(17~18절), 어떤 것은 자손이 끊김(20~21절).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후대 랍비 학자들은 이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려 했다.





거룩한 구별

22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라.

23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마라.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역겨워했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들의 땅을 소유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했다.

25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하다고 분리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스스로를 역겹게 만들지 마라.

26 너희는 내게 거룩해야 한다. 나 야훼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했다.

27 죽은 자의 영에게 신접하거나 박수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돌로 쳐야 한다.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간다.”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별했다” — 히브리어 ’하브달(הִבְדִּיל)’은 ’나누다, 분리하다’는 동사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물과 물을 나누었을 때 쓰인 바로 그 단어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창조 질서와 같은 언어로 표현된다.



다음 장 —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규정 이상의 요구가 부과된다. 더 거룩한 자리에는 더 엄격한 경계선이 따라온다.




레위기 21장 — 제사장의 경계


제사장은 시신으로 부정해지지 마라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아들들 — 제사장들에게 전하라.

아무 죽은 사람으로도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2 단, 가장 가까운 혈육은 예외다 —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3 시집 안 간 누이, 가까운 혈육인 그녀를 위해서는 부정해질 수 있다.

4 장가든 자로서는 자기 백성에서 높은 자이니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여 속되게 하지 마라.

5 제사장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염 끝을 깎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마라.

6 그들은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한다.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라. 야훼의 화제,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거룩해야 한다.”

죽음의 오염을 피하는 제사장 규정 — 고대 근동에서 사제 계층은 신성한 공간을 섬기는 자들로서 특별한 정결 요건을 가졌다. 머리 밀기, 수염 깎기, 몸에 상처 내기는 가나안과 이집트에서 애도 의식으로 사용되었다. 제사장들은 그런 이방 애도 관습과 거리를 두도록 요구받는다.





제사장의 결혼

7 “제사장은 몸을 더럽힌 여자나 내쫓긴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마라. 창녀를 아내로 맞지 마라. 제사장은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8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그가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기 때문이다. 그는 네게 거룩해야 한다. 나 야훼는 거룩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다.

9 제사장의 딸이 몸을 더럽혀 창녀가 되면 —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모독한 것이다. 불에 태워야 한다.”





대제사장의 더 엄격한 규정

10 “형제들보다 높은 대제사장 —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한 의복을 입도록 위임받은 자 — 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11 어떤 시신 곁에도 가지 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도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12 성소를 떠나지 마라.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마라. 자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구별이 그 위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야훼다.

13 그는 처녀를 아내로 맞아야 한다.

14 과부, 이혼녀, 몸을 더럽힌 여자, 창녀 —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마라.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아내로 맞아야 한다.

15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기 자손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다.”

대제사장의 결혼 규정이 일반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다 — 대제사장은 과부도, 이혼녀도 아닌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다. 일반 제사장은 이 조항에서 자유롭다. 서열이 높을수록 요구되는 성별(聖別)의 수위가 높다는 원칙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몸에 흠 있는 제사장

16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 “아론에게 전하라. 네 자손 가운데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어느 세대에서든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나아오지 못한다.

18 흠이 있는 자는 나아오지 못한다 — 눈 먼 자, 절름발이, 코가 일그러진 자, 팔다리가 늘어난 자, 19 발이 부러진 자, 손이 부러진 자, 20 등이 굽은 자, 왜소한 자, 눈에 막이 낀 자, 습진이 있는 자, 피부병이 있는 자, 고환이 으스러진 자.

21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 흠이 있는 자는 야훼의 화제를 드리러 나아오지 못한다. 흠이 있으니 자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나아오지 못한다.

22 자기 하나님의 음식 — 가장 거룩한 것이든, 거룩한 것이든 — 을 먹을 수는 있다.

23 그러나 휘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나아가지는 못한다. 흠이 있기 때문이다.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하라.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다.”

24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그대로 전했다.

이 규정은 현대 감각에 날카롭게 걸린다 — 신체 장애가 제사장직 수행의 결격 사유가 된다. 두 가지 독법이 있다. (1) 고대 근동의 완전성 개념 — 신성한 공간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흠 없음(타밈, תָּמִים)’이어야 했다. 이것은 결격이 아니라 의례적 적합성의 문제다. (2) 장애인도 거룩한 음식을 먹는 권리는 박탈되지 않는다(22절) — 배제와 전면 부정은 다르다. 본문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그 긴장을 그대로 놔둔다.



다음 장 — 제물의 거룩함.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듯,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 없이 거룩해야 한다. 22장은 그 기준을 정한다.




레위기 22장 — 흠 없는 제물


거룩한 것에 가까이하는 법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거룩히 구별한 것들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나는 야훼다.

3 네 자손 가운데 부정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에 가까이하는 자 — 그 사람은 내 앞에서 끊겨야 한다. 나는 야훼다.

4 아론의 자손 가운데 피부병이 있거나 유출이 있는 자는 정결해질 때까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시신을 만져 부정해진 자도, 사정이 있는 자도, 5 기어다니는 것을 만져 부정해진 자도, 어떤 부정한 것을 만져 부정해진 자도 마찬가지다.

6 이런 것들을 만진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7 해가 지면 정결하다. 그 후에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8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먹어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야훼다.”





누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9 “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죄를 짊어지고 더럽혀져 죽는 일이 없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다.

10 외부인은 아무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에게 얹혀 사는 자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한다.

11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은 먹을 수 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종도 먹을 수 있다. 그들은 그의 식구다.

12 제사장의 딸이 외부인과 결혼하면 —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13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거나 이혼하여 자녀 없이 친정으로 돌아오면 — 어릴 때처럼 아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외부인은 먹지 못한다.

14 모르고 거룩한 것을 먹은 사람은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5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에게 드리는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이 더럽히지 않게 하라.

16 그들이 거룩한 것을 먹을 때 죄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다.”





흠 없는 제물

17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8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든 — 번제로 야훼에게 드리는 자는 서원 제물이든 자원 제물이든,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19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그래야 야훼가 기쁘게 받는다.

20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마라. 야훼가 기쁘게 받지 않는다.

21 화목 제물로 소나 양을 드릴 때 — 서원을 이루는 것이든, 자원하는 것이든 — 흠 없어야 야훼가 기쁘게 받는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된다.

22 눈 먼 것, 부러진 것, 상처 입은 것, 습진이 있는 것, 옴이 있는 것, 피부병이 있는 것 — 이런 것들을 야훼에게 드리지 마라. 제단 위에서 화제로 바치지 마라.

23 소나 양에 팔다리가 늘어지거나 오그라든 것은 자원 제물로는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야훼가 기쁘게 받지 않는다.

24 고환이 으스러지거나 찌그러지거나 잘리거나 제거된 것은 야훼에게 드리지 마라. 너희 땅에서 이런 것을 행하지 마라.

25 외국인의 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마라. 그것들은 더럽혀지고 흠이 있다. 야훼가 기쁘게 받지 않는다.”

흠 없음(타밈, תָּמִים)의 요건 — 제물의 완전성 기준은 고대 근동 제의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메소포타미아 신전 기록에서도 신에게 드리는 제물의 신체적 완전성이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레위기는 이 보편적 원칙을 이어받되, 그 이유를 ’야훼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신학적 틀 안에 놓는다.





갓 태어난 것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7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어미 곁에 있게 하라. 8일째부터 야훼에게 화제로 드릴 수 있다.

28 소나 양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29 야훼에게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야훼가 기쁘게 받도록 드려라.

30 그날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나는 야훼다.

31 내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야훼다.

32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함을 받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야훼다.

33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나는 야훼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 이 규정과 신명기 22:6~7(“어미 새와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마라”)에서 일부 유대 학자들은 자연 생태계와 생명 계승에 대한 배려를 읽는다. 12세기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Maimonides)는 이를 동물의 감정에 대한 배려로 해석했다. 어미 짐승도 자기 새끼에 대한 감정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다음 장 — 이스라엘의 시간이 정리된다. 일곱 개의 절기가 한 장에 펼쳐진다. 안식일부터 초막절까지, 이스라엘의 거룩한 달력이 제시된다.




레위기 23장 — 이스라엘의 거룩한 달력


야훼의 절기들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것이 내 절기들이다 —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할 야훼의 절기들이다.





첫 번째 — 안식일

3 6일 동안 일을 해라. 7일째는 완전한 안식의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야훼에게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절기 목록의 시작에 놓인다. 안식일이 먼저다. 그것이 다른 모든 절기의 기초다. 7이라는 숫자 — 7일, 7주, 7년, 50년 — 가 이스라엘 달력 전체의 뼈대다.





두 번째 — 유월절과 무교절

4 이것이 너희가 정해진 때에 선포해야 할 야훼의 절기들이다.

5 1월 14일 해질 녘은 야훼의 유월절(Passover · 히브리어 페사흐, פֶּסַח)이다.

6 그달 15일은 야훼에게 드리는 무교절(Feast of Unleavened Bread)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7 첫날은 거룩한 모임이다. 어떤 힘든 일도 하지 마라.

8 7일 동안 야훼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7일째도 거룩한 모임이다. 어떤 힘든 일도 하지 마라.

유월절(페사흐) — 이집트를 탈출하던 밤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 문설주의 피를 보고 지나쳤다(파사흐, פָּסַח)는 사건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다. 유월절 세데르(seder, 식사 의식)에서 무교병(마차, matzah), 쓴나물, 와인, 네 가지 질문 등의 의식이 그 밤을 재연한다. 기독교의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였다.





세 번째 — 초실절

9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거둘 때 — 첫 이삭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11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 단을 흔들어야 한다. 안식일 다음날,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야 야훼가 기쁘게 받는다.

12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야훼에게 번제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양을 드려야 한다.

13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다. 야훼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다. 포도주 제물은 힌의 4분의 1이다.

14 그날까지 — 너희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날까지 —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초실절(Firstfruits) — 봄 보리 수확의 첫 단을 야훼에게 드리는 의식이다. 땅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야훼의 것이라는 원칙이 여기서 실천된다. 기독교 신학에서 부활절이 이 날과 겹친다는 것이 의미 있게 다루어졌다 — 바울은 고린도전서 15:20에서 예수를 “잠든 자들의 첫 열매”로 부른다.





네 번째 — 칠칠절(오순절)

15 “초실절 — 흔드는 단을 가져온 안식일 다음날부터 7번째 안식일까지 세어야 한다. 50일을 세어야 한다.

16 7번째 안식일 다음날에 야훼에게 새 곡식 제물을 드려야 한다.

17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빵 두 덩이를 야훼에게 흔들어 드려야 한다.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다. 이것이 첫 열매다.

18 거기에 더해 1년 된 흠 없는 어린양 일곱, 수송아지 한 마리, 숫양 두 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

19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1년 된 어린양 두 마리는 화목 제물로 드려야 한다.

20 제사장이 첫 열매의 빵 두 덩이와 어린양 두 마리를 야훼 앞에서 흔든다.

21 그날을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한다. 어떤 힘든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22 너희 땅에서 수확할 때 밭 모서리까지 다 거두지 마라. 이삭을 다시 주으러 오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칠칠절(Shavuot, שָׁבוּעוֹת, ‘주들’)은 유월절로부터 50일 뒤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오순절(Pentecost, πεντηκοστή, ‘50번째’)이라 불린다.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이 이날과 겹친다(사도행전 2장). 후대 유대교에서 이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도 기억된다 — 유월절이 이집트 탈출이라면, 오순절은 율법 수여라는 틀이다.





다섯 번째 — 나팔절

23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7월 1일은 안식의 날이다. 나팔 소리의 기념일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25 어떤 힘든 일도 하지 마라. 야훼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나팔절(Rosh Hashanah, ראש השנה, ‘한 해의 머리’) — 7월(티슈리월) 1일. 레위기에서는 나팔을 부는 기념일이라고만 되어 있다. 후대 유대교에서 이날이 새해로 발전했다. 10일 뒤가 욤 키푸르(속죄일)다.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를 ’경외의 10일(Yamim Noraim)’이라 부른다.





여섯 번째 — 속죄일

26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7 “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거룩한 모임이다. 스스로를 엄하게 삼가야 한다. 야훼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28 그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너희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29 그날 스스로를 엄하게 삼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겨야 한다.

30 그날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31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32 그것은 너희에게 완전한 안식의 안식일이다. 스스로를 엄하게 삼가야 한다.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켜야 한다.”





일곱 번째 — 초막절

33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4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야훼에게 드리는 초막절(Sukkot, סֻכּוֹת, Feast of Tabernacles)이다.

35 첫날은 거룩한 모임이다. 어떤 힘든 일도 하지 마라.

36 7일 동안 야훼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8일째도 거룩한 모임이다. 야훼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폐회 성회다. 어떤 힘든 일도 하지 마라.

37 이것이 야훼의 절기들이다 —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해야 할 것들이다. 야훼에게 화제를 드리는 날들이다.

38 야훼의 안식일들과 별도로, 너희 예물과 별도로, 너희 서원 제물과 별도로, 너희가 야훼에게 드리는 모든 자원 제물과 별도로다.

39 땅의 소출을 거두었으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야훼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이고 8일째도 안식이다.

40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열매들, 종려나무 가지들, 무성한 나무 가지들, 냇가 버드나무를 가져다가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즐거워하라.

41 그것을 야훼에게 드리는 절기로서 1년에 7일 동안 지켜야 한다.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7월에 지켜야 한다.

42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

43 이것은 너희 자손이 알게 하기 위해서다 —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초막에 살게 했다는 것을.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4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의 절기들을 선포했다.

초막절(수콧) — 가을 추수 축제이자, 광야 40년을 기억하는 절기다. 초막(수카, סוּכָּה)은 나뭇가지와 잎으로 만든 임시 구조물이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기간에 초막을 만들어 식사하고 때로 잠을 잔다. 야외에서 별이 보이도록 지붕을 성글게 엮는 것이 원칙이다. 7일 동안 하늘 아래 있었던 그 시간을 몸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네 가지 식물(아르바아 미님, אַרְבַּעַת הַמִינִים) — 레위기 23:40의 “아름다운 나무 열매(에트로그, 구연류), 종려나무 가지(루라브), 무성한 나무(머르틀), 버드나무”를 후대 유대교에서는 각각 사람의 네 가지 유형으로 해석했다 — 지식과 선행을 가진 자, 지식은 있으나 선행 없는 자, 선행은 있으나 지식 없는 자, 둘 다 없는 자. 그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 들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다.



다음 장 — 빛과 빵의 규례가 나온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한다. 그 한 사건이 죄와 벌의 원칙 전체를 다시 선언하는 계기가 된다.




레위기 24장 — 이름을 모독한 자


등잔의 규례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올리브기름 — 등잔을 켜기 위한 순수한 짜낸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라.

3 아론이 회막 안 증거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 앞에 등불을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4 순금 등잔대 위의 등불들을 야훼 앞에서 계속 정리해야 한다.”

회막의 등잔대(메노라, מְנוֹרָה) — 7개 가지를 가진 순금 등잔대다. 불꽃은 꺼지지 않아야 했다. 저녁에 켜고 아침에 정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매일 아침 임무였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 이스라엘 국장(國章)도 메노라다.





진설병의 규례

5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빵 열두 덩이를 구워야 한다. 각 덩이는 10분의 2 에바다.

6 야훼 앞 순금 상 위에 여섯씩 두 줄로 놓아야 한다.

7 각 줄 위에 순수한 향을 두어야 한다. 기념을 위한 빵으로 야훼에게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다.

8 매 안식일마다 아론이 야훼 앞에서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과 영원한 언약이다.

9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야훼에게 드리는 화제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규례다.”

진설병(레헴 하파님, לֶחֶם הַפָּנִים, ‘얼굴의 빵’) — 12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덩이 빵이 매주 갱신되어 야훼의 ‘얼굴 앞에’ 놓였다. 먹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었다. 다윗이 피신 중에 놉(Nob) 성전에서 이 빵을 가져다 먹은 사건(사무엘상 21장)을 예수가 안식일 논쟁에서 인용한다(마가복음 2:26).





신성모독 사건

10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진영 안에서 싸움을 벌였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 — 그의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었다.

11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야훼(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Shelomith)이었다. 디브리(Dibri)의 딸로, 단(Dan) 지파 사람이었다.

12 그들은 그를 가두었다. 야훼의 뜻이 명확히 선포되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이집트인, 어머니는 이스라엘인 — 이 남자는 두 세계의 경계에 있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싸움의 내용도 적혀 있지 않다. 본문은 그 맥락을 흘려보내고 이름 모독이라는 행위에 집중한다.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 히브리어 ‘나카브(נָקַב)’는 이름을 ’뚫다, 새기다, 특정하다’는 의미다.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거나 저주와 결합하는 것이 여기서 금지된다. 이것이 후대 유대교에서 야훼의 이름을 소리 내어 발음하지 않는 전통의 기원 중 하나다. 대신 ’아도나이(주님)’ 또는 단순히 ’하솀(그 이름)’이라 부른다.





야훼의 판결

13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 들은 자들이 모두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어라. 그런 다음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야 한다.

15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16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야 한다. 외국인이든 본토 태생이든 — 이름을 모독하면 죽어야 한다.”

들은 자들이 손을 그의 머리에 얹는다 — 증인의 의식이다. 그들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이름을 들음으로써 생긴 오염을 가해자에게 돌려보내는 행위다. 레위기 16장의 아사셀 염소 의식과 같은 원리다 — 손을 얹어 죄를 이전한다.





이 사건이 촉발한 원칙들

17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18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한다. 생명에는 생명이다.

19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 자기가 한 대로 당해야 한다.

20 뼈가 부러지면 뼈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가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

21 짐승을 죽인 자는 갚아야 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한다.

22 외국인에게나 본토 태생에게나 법은 하나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탈리오의 법칙, lex talionis) — 이 원칙이 처음 레위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출애굽기 21:24에도 있고, 함무라비 법전(BC 18세기)에도 있다. 고대 근동 법 체계에서 보복의 비례성을 보장하는 원칙이다. 복수가 무한히 확대되는 것을 막는 한계다 — ’눈에는 눈’은 ’눈에는 눈까지만’이다. 예수는 산상수훈(마태복음 5:38~39)에서 이 원칙을 뛰어넘어 ’왼뺨도 내밀어라’로 나아간다.





집행

2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다.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본문은 그 남자의 최후를 한 줄로 처리한다. 이름도 없이. 어머니 이름과 외조부 이름과 지파만 기록되었다 —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야훼의 이름을 훼손하려 했던 그가, 자기 이름도 지우게 되었다.



다음 장 — 시간의 리듬이 이어진다. 7년마다 땅이 쉬고, 50년마다 모든 것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안식년과 희년 — 이스라엘 경제 체계의 중심축이다.




레위기 25장 — 쉰 번째 해의 나팔


땅의 안식 — 안식년

1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도 야훼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한다.

3 6년 동안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포도원을 돌보고 그 소출을 거두어라.

4 그러나 7년째는 땅이 완전히 쉬는 안식의 해다. 야훼에게 드리는 안식이다. 밭에 씨를 뿌리지 마라. 포도원을 가지치지 마라.

5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마라. 가지치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마라. 땅이 쉬는 해다.

6 안식년에 땅이 내는 것은 너와 네 종들과 네 여종들과 네 품꾼과 네 가운데 머무는 외국인이 먹는다.

7 네 짐승들과 네 땅의 들짐승들도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땅이 내는 것은 모두를 위해 있다.”

안식년(쉐미타, שְׁמִיטָּה, ‘해방·놓아줌’) — 농지를 7년에 한 번 완전히 쉬게 하는 규정이다. 이것은 토지를 소유물이 아니라 위탁 받은 것으로 보는 신학을 실천한다. 2021~2022년이 유대 달력으로 가장 최근의 안식년이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도 일부 공동체가 이 규정을 실제로 지킨다 — 농지를 법적으로 외국인에게 넘기거나, 생산을 중단하거나.





희년

8 “7년 안식년을 7번 — 7 곱하기 7년, 49년을 세어라.

9 7월 10일 — 속죄일에 온 땅에 나팔 소리를 울려라. 숫양 뿔 나팔(요벨, יוֹבֵל)을 불어라.

10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라. 온 땅의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것이 너희의 희년(Jubilee, 요벨의 해)이다.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각자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

11 50년째 해가 너희의 희년이다. 씨를 뿌리지 마라.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지 마라. 가지치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지 마라.

12 그것은 희년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거룩하다.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라.

13 이 희년에 각자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희년(요벨, יוֹבֵל) — ‘요벨’은 숫양의 뿔, 즉 그 뿔로 만든 나팔이다. 희년을 알리는 소리가 그 이름이 되었다. 라틴어 Jubilaeus, 영어 Jubilee로 이어진다. 50년마다 모든 토지가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고, 빚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 해방된다. 1865년 미국 노예 해방 선언 당시 해방 노예들이 레위기 25장의 요벨 나팔 소리를 부른 것이 ’주빌리(Jubilee)’ 노래 전통의 기원이다. 링컨 대통령의 해방령을 ’요벨의 해’로 불렀다.





토지 매매의 원칙

14 “이웃에게 무언가를 팔거나 이웃의 손에서 무언가를 사면 — 서로를 착취하지 마라.

15 희년 이후 햇수에 따라 이웃에게서 사라. 수확이 남은 햇수에 따라 그가 팔아야 한다.

16 햇수가 많으면 값을 올리고, 햇수가 적으면 값을 낮추어라. 수확 횟수를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17 서로를 착취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18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19 땅이 그 열매를 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20 너희가 ’우리가 7년째 씨를 뿌리지 않으면 무엇을 먹나’라고 물으면 — 21 내가 6년째에 내 복을 명하겠다. 3년치 소출을 낼 것이다.

22 8년째 씨를 뿌려도 묵은 곡식을 먹는다. 9년째 소출이 나올 때까지 묵은 것을 먹는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논리다 — 희년에 대한 의문은 7년째에 무엇을 먹느냐는 질문이다. 대답은 “6년째에 충분히 주겠다”이다. 이것은 안식년 제도가 인간의 경제 계산을 넘어선 신뢰 체계 위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는 영구 매매가 안 된다

23 “땅은 영구히 팔 수 없다.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내게 나그네요 임시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24 너희 소유 땅 어디에서나 땅 되사기의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25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자기 소유 일부를 팔았다면 —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형제가 판 것을 되사줄 수 있다.

26 그것을 되사줄 친척이 없는 사람이 형편이 좋아져서 되살 만큼 모았다면 — 27 판 햇수를 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산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기 소유를 되찾을 수 있다.

28 그것을 되살 형편이 안 되면 — 그것은 희년까지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되면 돌아온다. 자기 소유로 돌아가는 것이다.

‘땅은 내 것이다(하아레츠 키 리, כִּי־לִי הָאָרֶץ)’ —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근본적인 재산 선언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다. 야훼가 집주인이다. 이 신학이 토지 영구 매매 금지의 근거다. 이것이 현실에서 작동한 시기가 있었는지 역사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 원칙이 이후 예언자들이 토지 겸병을 공격할 때 쓴 언어의 기초가 되었다 — 이사야 5:8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여.”





성안 가옥과 레위인

29 “성벽이 있는 성 안의 가옥을 팔면 — 판 지 1년 안에 되살 수 있다. 1년이 기한이다.

30 1년 안에 되사지 않으면 — 성벽 있는 성 안의 그 집은 산 사람과 그 후손에게 영구히 넘어간다. 희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

31 성벽이 없는 마을의 가옥은 밭과 같다. 되살 수 있고, 희년에 돌아온다.

32 레위인의 성들 — 레위인 소유의 성들은 언제든지 되살 수 있다.

33 레위인에게서 산 것은 — 집이든, 그 소유 성이든 — 희년에 돌아온다. 레위인의 성 안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34 그들의 성 목초지는 팔지 못한다. 그것은 영구히 그들의 소유다.”





가난한 형제

35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네 곁에서 손이 떨리게 되면 — 외국인을 도울 때처럼 그를 도와 네 곁에서 살게 하라.

36 그에게서 이자를 받지 마라. 이익을 취하지 마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형제가 네 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37 그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익을 위해 음식을 주지 마라.

38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주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다.”

이자 금지(무이자 대출, 아나하 금지) — 후대 유대교 법(할라카)은 유대인끼리의 이자 거래를 금했다. 이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대부업에 많이 종사한 것도 이 법의 맹점 — 비유대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독교도 중세에 이자 금지를 교회법으로 가졌다가 점차 완화되었다.





종살이와 해방

39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네게 팔리면 — 종으로 부려먹지 마라.

40 품꾼처럼, 임시 거주자처럼 네 곁에 있게 하라. 희년까지 네 곁에서 섬기고 — 41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롭게 되어 자기 가족에게, 자기 조상의 소유로 돌아가게 하라.

42 그들은 내 종들 —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종으로 팔지 마라.

43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마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44 남종이든 여종이든 — 네 주변 민족들에게서 살 수 있다.

45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 자녀에게서도 살 수 있다. 너희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도 사유물이 된다.

46 너희 후손에게 영구 소유로 물려줄 수 있다. 그들을 영구히 종으로 부릴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 너희 형제끼리는 서로 가혹하게 다스리지 마라.

47 네 곁의 외국인이나 임시 거주자가 형편이 좋아지고,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그 외국인이나 거류민에게 팔렸거나 외국인 가족에게 팔렸다면 — 48 팔린 후에도 되살 수 있다. 형제 중 하나가 그를 되살 수 있다. 49 삼촌, 사촌, 가까운 혈육이 되살 수 있다. 형편이 되면 스스로도 될 수 있다.

50 팔린 해부터 희년까지를 산 사람과 계산해야 한다. 그 값이 그 햇수에 해당하는 품꾼의 삯이다.

51 햇수가 많이 남아 있으면 그 햇수에 따라 값의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52 희년까지 햇수가 적게 남아 있으면 계산하여 그 햇수에 따라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

53 그를 해마다 품꾼처럼 여겨야 한다. 네 눈 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지 않게 하라.

54 이런 방법으로 되살려지지 않아도, 희년이 되면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롭게 된다.

55 이스라엘 자손은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종들 —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자들이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희년 — 실제로 역사에서 지켜졌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취임할 때 부채를 탕감하는 ‘안다라룸(andurarum)’ 관행이 있었다 —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 확인된다. 레위기의 희년은 그런 왕의 특별 사면을 주기적 제도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왕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예언자들이 토지 강탈을 비판할 때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다.



다음 장 — 축복과 저주.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6장은 그 두 갈래의 길을 펼쳐놓는다. 고대 근동 조약 문서의 형식으로.




레위기 26장 —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기초

1 우상을 만들지 마라.

조각상도 세우지 마라.

새긴 돌도 놓지 마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2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두려워하라.

나는 야훼다.

26장은 레위기 본문의 절정이다. 규례들의 목록이 끝나고 이제 그 귀결이 제시된다. 형식은 고대 근동의 종주 조약(Suzerainty Treaty) 문서와 일치한다 — 강대국 왕이 봉신 국가와 맺는 계약서. 전문(前文), 역사적 서문, 규정들, 축복 조항, 저주 조항이 순서대로 나온다. 레위기 26장은 그 구조에서 축복-저주 부분이다.





순종하면 — 축복의 길

3 내 규례를 따르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

4 나는 때에 맞는 비를 주겠다.

땅이 소출을 내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5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어진다.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6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

누워도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땅에서 사나운 짐승을 없애겠다.

전쟁이 너희 땅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7 너희는 원수를 쫓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8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9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를 많아지게 하겠다.

내 언약을 너희와 세우겠다.

10 묵은 것을 먹다가

새것이 들어와 묵은 것을 치워야 할 것이다.

11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저버리지 않겠다.

12 내가 너희 가운데 걸어 다니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3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다 —

종으로 사는 것에서.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들을 끊어버리고

너희를 곧게 세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걸어 다니겠다” — 히브리어 ’히트할레크(הִתְהַלֵּךְ)’는 왔다 갔다 하며 거닌다는 뜻이다. 창세기 3장에서 야훼가 에덴동산을 거닐던 바로 그 표현이다. 에덴의 친밀함 — 그것이 순종의 결과로 약속된다.





불순종하면 — 저주의 길

14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계명을 행하지 않는다면 —

15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깨뜨린다면 —

16 나도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

두려움을 보내겠다.

폐병과 열병 — 눈을 약하게 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것들.

너희는 씨를 뿌려도

원수가 먹을 것이다.

17 내가 너희를 향해 얼굴을 돌리겠다.

너희는 원수에게 쳐서 패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쫓는 자도 없는데 너희는 달아날 것이다.

18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 죄에 대해 일곱 배 더 징계하겠다.

19 너희의 힘에 대한 교만을 꺾겠다.

하늘을 쇠처럼, 땅을 놋쇠처럼 만들겠다.

20 너희의 힘은 헛되이 쓰인다.

땅이 소출을 내지 않고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21 그래도 내게 맞서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 죄에 대해 일곱 배 재앙을 더하겠다.

22 들짐승을 풀어놓겠다.

너희 자녀를 빼앗아 가고

가축을 짓밟고

너희를 적게 만들 것이다.

너희 길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23 이것들로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게 맞서면 —

24 나도 너희에게 맞서겠다.

너희 죄에 대해 일곱 배 더 치겠다.

25 언약을 어긴 죄를 갚는 칼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들로 모이면 — 전염병을 보내겠다.

원수의 손에 넘겨지겠다.

26 양식의 지지대를 끊겠다.

열 여자가 빵 하나를 한 화덕에 구울 것이다.

저울로 달아 주어도 —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27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맞서면 —

28 나는 분노로 너희에게 맞서겠다.

너희 죄에 대해 일곱 배 더 징계하겠다.

29 너희는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30 너희 산당들을 부수겠다.

너희 분향 제단들을 잘라내겠다.

너희 시체를 너희 우상들 위에 던지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역겨워할 것이다.

31 너희 성들을 폐허로 만들겠다.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않겠다.

32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

그 안에 자리잡은 원수들이 놀랄 만큼.

33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 흩겠다.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겠다.

너희 땅은 황폐해지고

너희 성들은 폐허가 된다.

이 저주의 언어는 BC 8~7세기 앗시리아 제국이 봉신 국가와 맺은 종주 조약의 저주 조항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에살하돈(Esarhaddon, BC 680~669) 조약 문서에도 “하늘은 쇠가 되고 땅은 놋이 된다”는 표현이 나온다. 레위기 26장이 이 국제 조약 형식을 차용했다는 것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제국과 봉신의 언어 틀로 표현한 것이다 —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르다. 야훼는 영토나 조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정의를 요구한다.





그래도 남는 약속

34 너희가 원수의 땅에 있는 동안 —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린다.

35 황폐한 동안 쉰다. 너희가 거기 살 때 지키지 않은 안식들을 그때 누린다.

36 남은 자들 가운데서 — 원수의 땅에서 내가 두려움을 그들의 마음에 심겠다.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달아날 것이다. 칼에 쫓기듯 달아날 것이다. 쫓는 자도 없는데 쓰러진다.

37 칼 앞에 있는 것처럼 서로 걸려 넘어진다. 원수 앞에서 버틸 힘이 없다.

38 나라들 가운데서 사라진다.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킨다.

39 남은 자들은 원수의 땅에서 자기 죄로 썩어들어 간다. 선조들의 죄로도 썩어들어 간다.





돌아오면

40 그러나 — 그들이 자기 죄와 선조들의 죄를 고백하면.

내게 맞섰던 그 배신을, 내게 맞서 걸어왔던 것을 고백하면.

41 나도 그들에게 맞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갔었다.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자기 죄의 벌을 받아들이면 —

42 나는 야곱과의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삭과의 내 언약도 기억하겠다. 아브라함과의 내 언약도 기억하겠다. 그 땅도 기억하겠다.

43 그 땅은 그들이 없는 동안 황폐한 채로 안식을 누린다.

그들은 내 법도를 멸시하고 내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에 자기 죄의 벌을 받았다.

44 그래도 —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나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겠다.

그들을 진저리 나게 여기지 않겠다.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겠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나는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5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그들 눈앞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들을 —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다.”

46 이것이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규례들, 법도들, 율법들이다.

저주 목록이 축복 목록보다 훨씬 길고 구체적이다 — 일곱 배, 일곱 배, 일곱 배. 그러나 그 끝이 포기가 아니다. “그래도 나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겠다.” 이것이 26장의 전환이다. 추방은 끝이 아니라 귀환의 예비다. 이 구조가 후대 유대교 신학에서 ’갈루트(galut, 유배)’와 ’슈브(shuv, 돌아옴)’의 리듬으로 자리잡는다. 바빌론 포로기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 장에서 자기 역사를 읽었을 것이다.



다음 장 — 레위기의 부록. 하나님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집을 서원했을 때 그 값을 어떻게 환산하는가. 27장은 실용적 계산표로 책을 마무리한다.




레위기 27장 — 서원의 값


사람을 서원했을 때

1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사람을 서원하면, 그 사람을 성소 화폐로 환산할 수 있다.

3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

4 여자는 — 30세겔.

5 5세부터 20세까지이면 —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6 1개월부터 5세까지이면 —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7 60세 이상이면 —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8 그 가치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서원한 자를 제사장 앞에 세워야 한다. 제사장이 서원한 자의 형편에 따라 값을 정한다.”

서원 환산 체계 — 이 표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사람의 값을 차등 책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서원 이행을 위한 경제적 환산표다. 고대 근동에서 신전에 사람을 봉헌한다는 개념이 있었다 — 이것은 그것을 현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게 한 실용적 규정이다. 형편이 안 되면 제사장이 조정한다(8절).





짐승을 서원했을 때

9 야훼에게 드릴 수 있는 짐승을 서원했다면 — 야훼에게 드린 것이다. 그것은 거룩하다.

10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라.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마라. 짐승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11 야훼에게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서원했다면 —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세워야 한다.

12 제사장이 그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 제사장의 평가가 그대로 유효하다.

13 되사려면 그 평가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집을 서원했을 때

14 “집을 야훼에게 거룩히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 제사장이 그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 제사장의 평가가 그대로 유효하다.

15 서원한 자가 그 집을 되사려면 — 평가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것이 된다.”





밭을 서원했을 때

16 “자기 소유 밭의 일부를 야훼에게 거룩히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 씨에 따라 평가한다. 보리 씨 한 호멜에 은 50세겔.

17 희년부터 드렸다면 — 그 평가가 그대로 유효하다.

18 희년 이후에 드렸다면 — 제사장이 희년까지 남은 햇수에 따라 계산하고 그 값에서 뺀다.

19 서원한 자가 그 밭을 되사려면 — 평가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것이 된다.

20 되사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면 — 더 이상 되살 수 없다.

21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올 때 야훼에게 거룩히 된다. 전적으로 바쳐진 밭처럼 된다. 제사장의 소유다.

22 산 밭을 — 자기 조상의 밭이 아닌 것을 야훼에게 거룩히 드리겠다고 서원하면 — 23 제사장이 희년까지의 값을 계산한다. 그날 평가한 값을 야훼에게 드려야 한다. 거룩한 것이다.

24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원래 주인 — 땅을 판 자에게 돌아간다.”





완전히 바쳐진 것

25 “모든 평가는 성소 세겔로 해야 한다. 1세겔은 20게라다.

26 짐승의 맏배는 야훼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할 수 없다. 소든 양이든 — 이미 야훼의 것이다.

27 부정한 짐승의 맏배라면 — 평가에 5분의 1을 더해서 되살 수 있다. 되사지 않으면 평가대로 팔아야 한다.

28 야훼에게 완전히 바쳐진 것(헤렘, חֵרֶם) — 사람이든, 짐승이든, 자기 소유 밭이든 — 은 팔지도 되사지도 못한다. 완전히 바쳐진 것은 모두 야훼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29 사람 가운데서 완전히 바쳐진 자는 되살 수 없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헤렘(חֵרֶם, ‘완전히 바침’) — 철저한 봉헌이다. 전쟁에서 적을 헤렘으로 바치는 것, 신에게 사람을 헤렘으로 바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실제 관행이었다. 레위기 27장의 맥락에서는 자발적 봉헌이나 축제 봉헌이 아니라 완전한 제거를 의미한다. 이 범주가 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십일조

30 “땅의 십일조 — 땅의 씨든, 나무 열매든 — 는 야훼의 것이다. 야훼에게 거룩한 것이다.

31 자기 십일조를 되사려면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32 소 떼나 양 떼의 십일조 — 목자의 지팡이 아래 지나가는 모든 것의 열 번째 것은 야훼에게 거룩하다.

33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마라. 바꾸지 마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다. 되살 수 없다.”

34 이것이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이다.

레위기는 이렇게 끝난다 — 화려한 결어가 없다. 서원 환산표와 십일조 규정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은 레위기가 살아 있는 공동체의 실제 삶을 위한 책이기 때문이다. 거룩함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엇을 서원하고,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문제다. 레위기의 마지막 단어는 “시내산에서” — 이 모든 것이 그 산에서 시작되었다. 시내산이 오기 전의 이스라엘, 이 모든 규례를 받기 전의 이스라엘은 없다.



레위기가 끝난다. 광야의 율법서가 닫힌다. 다음은 민수기 — 시내산을 떠나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된다. 인구 조사, 지파의 배치, 광야에서의 반역과 죽음,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걷는 발걸음.


[image: 민수기 표지]








민수기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앞까지 — 광야 40년의 책.




민수기 조망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턱까지 가는 길을 적는다. 두 번의 인구조사 사이에, 한 세대가 통째로 광야에서 사라지고 새 세대가 일어선다. 정탐꾼의 두려움, 고라의 반역, 발람의 예언, 놋뱀, 슬로브핫 딸들의 상속권 — 약속을 향해 걸으면서 만난 사건들이 한 책에 모인다.


1부 · 시내산에서 (1~10장)

인구조사, 진영, 출발 준비



2부 · 광야의 위기 (11~25장)

원망, 정탐, 반역, 40년 형벌



3부 · 새 세대 (26~36장)

두 번째 인구조사, 도피성, 약속의 문턱




민수기 1장 — 광야의 인구조사


시내 광야, 둘째 해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떠난 다음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Wilderness of Sinai)의 회막에서 모세(Moses)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 가족별로, 집안별로 — 그 이름 수를 세어라.

3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아론과 함께 군대별로 계수하라.

4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출애굽 후 정확히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완공(첫째 달 초하루)으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이스라엘은 아직 시내산 기슭에 있었다.

5 함께할 사람들의 이름은 이렇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Elizur), 스데울의 아들.

6 시므온 지파에서는 슬루미엘(Shelumiel), 수리삿대의 아들.

7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Nahshon), 암미나답의 아들.

8 잇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Nethanel), 수알의 아들.

9 스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Eliab), 헬론의 아들.

10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Elishama), 암미훗의 아들. 므낫세 지파에서는 가말리엘(Gamaliel), 브다술의 아들.

11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Abidan), 기드오니의 아들.

12 단 지파에서는 아히에셀(Ahiezer), 암미삿대의 아들.

13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Pagiel), 오그란의 아들.

14 갓 지파에서는 엘리아삽(Eliasaph), 드우엘의 아들.

15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Ahira), 에난의 아들.

16 이들이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었다. 그 조상 지파의 두령들,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이었다.





지파별 집계

17 모세와 아론이 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18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가족별, 집안별로 20세 이상 남자들을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등록했다.

1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했다.

20 르우벤(Reuben)의 자손 — 이스라엘의 맏아들.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남자, 가족별로 등록된 수: 46,500명.

22 시므온(Simeon)의 자손. 등록된 수: 59,300명.

24 갓(Gad)의 자손. 등록된 수: 45,650명.

26 유다(Judah)의 자손. 등록된 수: 74,600명.

28 잇사갈(Issachar)의 자손. 등록된 수: 54,400명.

30 스불론(Zebulun)의 자손. 등록된 수: 57,400명.

32 에브라임(Ephraim) — 요셉의 아들들 중. 등록된 수: 40,500명.

34 므낫세(Manasseh). 등록된 수: 32,200명.

36 베냐민(Benjamin)의 자손. 등록된 수: 35,400명.

38 단(Dan)의 자손. 등록된 수: 62,700명.

40 아셀(Asher)의 자손. 등록된 수: 41,500명.

42 납달리(Naphtali)의 자손. 등록된 수: 53,400명.

이 숫자들을 더하면 603,550명이다. 60만 명이 넘는 성인 남성이 광야에 있었다는 뜻이다. 여성, 어린이, 노인, 레위 지파를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무리가 된다.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은 두 갈래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2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이동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엘레프(eleph)’는 ’천(千)’ 외에 ‘천부장 단위’, 또는 ’가족 집단’이라는 뜻도 갖는다. 이 경우 각 지파의 수치는 훨씬 작아진다 — 예를 들어 르우벤의 “46 엘레프 500”은 46개 천부장 단위에 500명 추가, 즉 수천 명 수준으로 읽힌다. 학계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본문은 숫자의 의미보다 계수 행위 자체 —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선언 — 에 무게를 둔다.





레위 지파는 제외

44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명의 지파 지도자들이 계수한 숫자였다.

45 이스라엘 자손 중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가족별로 계수한 총합이었다.

46 총수는 603,550명.

47 그런데 레위(Levi) 지파는 그들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다.

4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9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마라. 그들의 수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마라.

50 레위인들로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그 속의 모든 것을 맡게 하라. 그들이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메고 다니며 성막 주위에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쳐라.

51 성막이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이 걷어야 하고, 성막이 세워질 때는 레위인들이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52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진영에서, 각자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쳐라.

53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 주위에 진을 쳐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을 지킬 것이다.”

5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레위 지파는 군사 인구조사에서 빠졌다. 그들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되었다. 전쟁에 나가는 대신 —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 군인 명부에 이름이 없는 대신 — 성막 봉사자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다음 장 — 60만 군사가 진을 친다. 동서남북, 지파마다 위치가 정해진다. 회막이 한가운데 선다. 이스라엘의 우주가 그 중심을 찾는다.




민수기 2장 —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의 질서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표지, 즉 조상 집안의 깃발을 앞에 놓고 진을 치되 — 회막을 중심으로, 거리를 두고 사방에 진을 쳐라.”

히브리 진영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레위 지파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다시 그 바깥에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 네 방위에 배치되었다. 이 동심원 구조는 고대 근동의 왕실 진영 배치를 닮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신학적 선언이다. 왕의 장막이 한가운데 있고, 호위 부대가 그를 둘러싸며, 군대가 외곽을 지킨다.





동쪽 — 유다의 진영

3 동쪽 해 돋는 쪽에는 유다 진영의 깃발이 선다. 부대별로 진을 친다.

유다 지파: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 군사 수는 74,600명.

5 그 옆에 잇사갈 지파: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 그 군사 수는 54,400명.

7 그 옆에 스불론 지파: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 그 군사 수는 57,400명.

9 유다 진영에 등록된 군사 총수: 186,400명.

이들이 먼저 출발한다.

유다가 동쪽, 즉 진영의 선두를 맡았다. 훗날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행군 순서에서 이미 유다는 첫자리를 차지했다.





남쪽 — 르우벤의 진영

10 남쪽에는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선다.

르우벤 지파: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그 군사 수는 46,500명.

12 그 옆에 시므온 지파: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그 군사 수는 59,300명.

14 그 옆에 갓 지파: 지휘관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그 군사 수는 45,650명.

16 르우벤 진영에 등록된 군사 총수: 151,450명.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중앙 — 레위 지파

17 그 다음 회막이 레위 지파와 함께 행진한다. 진영이 출발하는 순서와 같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 각자 자기 깃발 아래.





서쪽 — 에브라임의 진영

18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이 선다.

에브라임 지파: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 그 군사 수는 40,500명.

20 그 옆에 므낫세 지파: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그 군사 수는 32,200명.

22 그 옆에 베냐민 지파: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그 군사 수는 35,400명.

24 에브라임 진영에 등록된 군사 총수: 108,100명.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었으나 야곱에게 맏아들의 축복을 받았다(창세기 48장). 서쪽 진영을 에브라임이 이끄는 건 그 축복의 연장이었다.





북쪽 — 단의 진영

25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이 선다.

단 지파: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그 군사 수는 62,700명.

27 그 옆에 아셀 지파: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그 군사 수는 41,500명.

29 그 옆에 납달리 지파: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 그 군사 수는 53,400명.

31 단 진영에 등록된 군사 총수: 157,600명.

이들이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깃발을 들고 행진한다.





총수

32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족별로 등록된 숫자였다. 모든 진영의 군사 총수 — 603,550명.

33 그러나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34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했다. 각자 자기 깃발 아래 진을 치고, 각자 자기 가족과 집안 단위로 행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영의 모양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회막이 정중앙에, 레위 지파가 그 주위를 감싸고,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을 지켰다. 광야 한가운데 세워진 이 배치는 — 하나의 신학 지도였다. 거룩이 중심에 있고, 삶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 어디로 이동하든, 이 질서는 변하지 않았다.



다음 장 — 레위 지파가 따로 계수된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한 사람들이다. 이집트의 첫 번째 유월절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리셨다. 그 장자들 대신 —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민수기 3장 — 장자를 대신한 사람들


아론의 아들들

1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 아론과 모세의 족보는 이렇다.

2 아론의 아들들 이름은 맏이 나답(Nadab), 그 다음 아비후(Abihu), 엘르아살(Eleazar), 이다말(Ithamar).

3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 제사장 직분을 위해 위임받은 자들이었다.

4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 시내 광야에서 죽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왔다가 그 자리에서 소멸되었다. 성막 봉사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죽음이었다. 민수기는 그 사건을 짧게 다시 언급하며 — 남은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었음을 확인한다.





레위 지파를 내어 주어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레위 지파를 불러 아론 제사장 앞에 세워라. 그들이 아론을 섬기게 하라.

7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해 직무를 맡아 성막 봉사를 수행할 것이다.

8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성막 봉사를 수행할 것이다.

9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겨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다.

10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지키게 하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보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나는 모든 것 — 모든 장자 — 를 대신하게 했다.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13 처음 나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쳤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을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것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유월절 밤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출애굽기 12장).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다. 그 살아남은 장자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구별되었다. 이제 그 장자들의 자리를 레위 지파 전체가 넘겨받은 것이다. 한 지파 전체가 장자들 대신 하나님께 바쳐졌다.





레위 지파 계수

14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5 “레위 자손을 그 가족별, 집안별로 계수하라.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모두 계수하라.”

16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계수했다.

17 레위의 아들들은 이름대로 이렇다: 게르손(Gershon), 고핫(Kohath · ㉸ 크핫), 므라리(Merari).

18 게르손의 아들들: 립니와 시므이.

19 고핫의 아들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웃시엘.

20 므라리의 아들들: 마흘리와 무시.

이것이 가족별 레위 집안들이었다.





게르손 가문

21 게르손에게는 립니 가문과 시므이 가문이 속했다. 이것이 게르손 가문들이었다.

22 계수된 남자, 한 달 이상 된 자의 수: 7,500명.

23 게르손 가문은 성막 서편 뒤에 진을 쳤다.

24 게르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

25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것: 성막, 장막, 그 덮개, 회막 문의 휘장,

26 뜰의 포장과 성막과 제단 주위 뜰 문의 휘장, 그 줄들 — 이것과 관련된 모든 봉사.





고핫 가문

27 고핫에게는 아므람 가문, 이스할 가문, 헤브론 가문, 웃시엘 가문이 속했다. 이것이 고핫 가문들이었다.

28 계수된 남자, 한 달 이상 된 자의 수: 8,600명.

이들이 성소를 담당했다.

29 고핫 자손의 가문은 성막 남편에 진을 쳤다.

30 고핫 가문들의 지도자는 웃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31 그들이 담당하는 것: 궤, 상, 등잔대, 제단들, 성소에서 사용하는 기구들, 휘장 — 이것과 관련된 모든 것.

32 레위인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 제사장이었다. 그가 성소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감독했다.





므라리 가문

33 므라리에게는 마흘리 가문과 무시 가문이 속했다. 이것이 므라리 가문들이었다.

34 계수된 남자, 한 달 이상 된 자의 수: 6,200명.

35 므라리 가문들의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 그들은 성막 북편에 진을 쳤다.

36 므라리 자손이 맡은 것: 성막의 판자들, 그 가로대, 기둥들, 받침들, 그 모든 기구들,

37 뜰 주위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 말뚝들, 줄들.





동편 — 모세와 아론

38 성막 앞 동편, 즉 회막 앞 해 돋는 쪽에 진을 친 것은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성소의 직무를 맡았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39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계수한 레위인 전체 — 가문별, 한 달 이상 된 남자 — 는 22,000명.





장자와 레위인의 교환

4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달 이상 된 장자를 다 계수하여 그 이름 수를 파악하라.

4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아라.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 중 처음 난 것 대신 레위인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42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를 계수했다.

43 한 달 이상 된 장자 남자의 수: 22,273명.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 대신으로, 레위인들의 가축을 그들의 가축 대신으로 취하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46 레위인보다 이스라엘 장자가 273명 더 많다. 그 초과분의 속전으로

47 한 사람당 성소 세겔로 5세겔씩 거두어라.

48 그 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초과분 속전을 받는 것이다.”

49 모세가 레위인들로 대신하고 남은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다.

50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에게서 받은 돈은 성소 세겔로 1,365세겔.

51 모세가 그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22,000명의 레위인과 22,273명의 장자. 273명의 차이가 생겼다.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대신했다 — 한 사람당 5세겔. 숫자가 맞지 않으면 돈으로 메운다. 하나님은 이 교환을 회계적으로도 완결지었다. 장자 하나도 빠짐없이 레위인 또는 돈으로 대속되었다.



다음 장 —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 성막을 이동할 때 각각 무엇을 운반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고핫이 가장 거룩한 기구들을 맡는다. 그러나 그 기구들을 직접 볼 수는 없다. 먼저 아론이 들어가 천으로 덮은 다음이라야 — 고핫 사람들이 들 수 있었다.




민수기 4장 — 각자의 짐


고핫 가문의 직무

1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따로 계수하라. 가문별, 집안별로.

3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할 수 있는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4 이것이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할 일 —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5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가리는 휘장을 내리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6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천을 펴고 채를 꿰어야 한다.

7 진설병상 위에는 청색 천을 펴고 대접, 숟가락, 주발, 부어 드리는 잔들을 놓고 — 항상 차려 놓는 빵도 그 위에 있어야 한다. 그것들 위에 홍색 천을 펴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야 한다.

9 등잔대와 그 등잔들, 부집게, 불똥 그릇, 기름 그릇들 — 이 모든 기름 기구들을 청색 천으로 덮고,

10 그것들과 기구들을 해달 가죽으로 싸서 들것에 실어야 한다.

11 금 제단 위에는 청색 천을 펴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채를 꿰어야 한다.

12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청색 천으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실어야 한다.

13 재를 쳐낸 뒤 제단 위에 자색 천을 펴고,

14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 — 불 냄비,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그 위에 놓고, 해달 가죽을 덮고 채를 꿰어야 한다.”

가장 거룩한 기구들은 고핫 가문이 운반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직접 볼 수 없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 천으로 덮고 나서야 — 고핫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었다. 거룩과 인간 사이에는 항상 층위가 있었다. 직접 보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었다.

15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모든 성소 기구 덮기를 마쳤을 때, 진이 출발한다. 그 후에야 고핫 자손이 와서 멜 것이다. 그러나 성물을 만지면 죽는다. 이것이 고핫 자손이 회막에서 멜 것들이다.

16 아론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이 책임질 것은 — 등잔의 기름, 분향 향료, 항상 드리는 소제물, 기름 붓는 기름, 성막 전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그 기구들이다.”





아론의 책임

17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18 “고핫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라.

19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갈 때 살고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자 자기 일과 멜 것을 지정해 주어라.

20 그들은 성물을 보려고 순간이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 죽게 된다.”

고핫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고는 엄중했다. 성물을 덮기 전에 들어오면 죽는다. 거룩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특권의 박탈이 아니라 — 생명을 위한 경계였다. 거룩은 준비 없이 접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르손 가문의 직무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2 “게르손 자손도 계수하라. 가문별, 집안별로.

23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기 위해 봉사하러 들어갈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24 이것이 게르손 가문들의 봉사 — 그들이 메고 봉사할 것들이다.

25 성막의 포장들, 회막, 그 덮개, 그 위 해달 가죽 덮개, 회막 문의 휘장,

26 뜰의 포장,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 문의 휘장, 줄들, 그것들에 관련된 봉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 이것들을 메고 봉사한다.

27 게르손 자손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에 따라 — 멜 것과 봉사할 것을 모두 그들의 지시대로 해야 한다.

28 이것이 회막에서의 게르손 가문의 봉사다. 그들의 감독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





므라리 가문의 직무

29 “므라리 자손도 가문별, 집안별로 계수하라.

30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기 위해 봉사할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

31 이것이 그들이 회막에서 봉사할 때 멜 것들이다 — 성막 판자들, 가로대, 기둥들, 받침들,

32 뜰 주위의 기둥들, 받침들, 말뚝들, 줄들, 모든 기구들과 그것들에 관련된 모든 것들. 각 사람이 멜 기구들을 이름별로 정해 주어라.

33 이것이 므라리 가문들이 회막에서 할 봉사의 전부다. 감독은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

게르손은 천막 천과 휘장을 — 므라리는 판자와 기둥을 — 고핫은 기구들을 맡았다. 무겁고 단단한 짐은 므라리가, 부드럽고 큰 천들은 게르손이, 가장 거룩한 물건들은 고핫이. 성막이 이동할 때, 이 세 가문이 각자의 짐을 들고 함께 움직였다. 하나도 빠질 수 없었다.





인원 집계

34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을 가문별, 집안별로 계수했다.

35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는 모든 남자의 수:

36 가문별 집계 — 2,750명.

37 이것이 고핫 가문들의 계수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계수했다.

38 게르손 자손, 가문별, 집안별 계수.

39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는 모든 남자의 수:

40 가문별, 집안별 집계 — 2,630명.

41 이것이 게르손 가문들의 계수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42 므라리 자손의 가문들, 가문별, 집안별 계수.

43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 복무하는 모든 남자의 수:

44 가문별 집계 — 3,200명.

45 이것이 므라리 가문들의 계수된 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46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계수한 레위인 전체 — 가문별, 집안별.

47 30세 이상 50세 이하, 회막에서의 봉사와 이동 관련 봉사를 할 모든 사람.

48 계수된 총수: 8,580명.

49 여호와의 명을 따라 아론을 통해 각자 맡은 봉사와 멜 것이 정해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계수되었다.

8,580명. 30세부터 50세까지의 봉사 인원이었다. 너무 어리지도, 너무 나이 들지도 않은 — 체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인원이었다. 성막 이동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다. 자격과 훈련이 필요했다. 하나님의 집을 옮기는 일은 — 그만큼의 준비를 요구했다.



다음 장 — 성막이 완성되고 진영 배치가 끝난 뒤, 공동체 내부의 정결 규정이 시작된다.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리고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을 위한 의식 —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민수기 5장 — 진영의 정결


진영 밖으로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라. 나병 환자든, 유출병 있는 자든, 시체로 부정해진 자든 — 남자든 여자든 —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3 남자든 여자든 내보내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내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4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했다.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진영은 순수해야 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었다. 부정한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 형벌이 아니라 보호였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동시에 당사자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정(unclean)’은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의례적 상태였다. 일정 기간 후 회복 절차를 거치면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잘못의 배상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어떤 죄든 —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행위를 저질러 그 사람이 죄책을 졌다면,

7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하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자기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8 만약 그 사람에게 피해를 돌려받을 친척이 없으면, 그 배상은 여호와께, 즉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속죄의 숫양 외에 추가로.

9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도 — 제사장에게 속한다.

10 각자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그의 것이다. 사람이 제사장에게 준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피해를 입힌 사람이 죽어 상속자도 없을 때 — 배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 법은 그 공백을 채운다. 갚을 사람이 없더라도 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죄책을 미해결로 둘 수 없다는 원칙이다.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탈선하여 그에게 신실하지 못하게 되어,

13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을 피했고 숨겨졌으며, 아내가 더럽혀졌으나 증인도 없고,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다면 —

14 질투심이 남편에게 임하여 아내가 더럽혀진 것 같아 의심이 된다면. 또는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질투심이 임한다면 —

15 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오되, 거기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심의 소제이기 때문이다 — 잘못을 기억케 하는 기억의 소제다.

16 제사장은 여자를 데려다 여호와 앞에 세우고,

17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서 먼지를 집어 그 물에 넣어야 한다.

18 제사장이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자의 머리를 풀고, 의심의 기억 소제인 그 기억의 소제를 여자 손 위에 놓아야 한다. 저주의 쓴물은 제사장의 손에.

19 제사장이 여자에게 맹세시켜 말할 것이다. ’만약 아무도 당신과 동침하지 않았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로 돌아서서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 이 저주의 쓴물의 해로움에서 벗어나라.

20 그러나 만약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로 돌아서서 더럽혀졌다면 —’

21 제사장이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시키며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당신 백성 중에 저주와 맹세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 여호와께서 당신의 넓적다리를 떨어지게 하시고 배를 부어오르게 하실 것이다.

22 이 저주의 물이 당신 배에 들어가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넓적다리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 말할 것이다.

23 제사장이 이 저주들을 책에 써서 쓴물에 씻어 넣고,

24 그 저주의 쓴물을 여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저주의 물이 그 여자 안으로 들어가 쓰게 될 것이다.

25 제사장이 여자 손에서 의심의 소제를 받아 여호와 앞에서 흔든 뒤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26 제사장이 소제의 한 줌을 기념물로 집어 제단에서 불살라라.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27 여자가 더럽혀졌고 남편에게 신실하지 못했다면 — 저주의 물이 들어가 쓰게 될 것이다. 그녀의 배가 부어오르고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 여자는 백성 중에 저주가 될 것이다.

28 그러나 여자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다면 —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9 이것이 의심의 법이다 — 아내가 남편 외의 남자에게로 가서 더럽혀진 경우,

30 또는 아내에게 질투심이 임하여 아내를 의심하는 경우. 제사장이 이 모든 법대로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울 것이다.

31 그 남편은 죄를 면할 것이다.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지게 될 것이다.”

이 의식은 ’쓴물 의례(ordeal of bitter water)’라고 불린다. 고대 근동에서 증거 없는 사건을 판결하는 신성 심판 방식의 일종이다. 메소포타미아 법전(함무라비 법전 132조 등)에도 유사한 강물 심판이 있다. 다만 성경의 의례는 폭력적 처형이 아니라 — 물을 마시는 것이었다.

이 본문을 두고 현대의 해석은 갈린다. 여성만 이 의례에 처해지는 비대칭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동시에, 이 의례가 실제로 여성을 보호했다는 해석도 있다 — 증인 없는 의심 상황에서 남편의 일방적 판단 대신 신성한 절차가 개입함으로써, 무죄한 여성이 즉결 처형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본문은 판단을 독자에게 남긴다.



다음 장 — 나실인(Nazirite) 서원,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축복 기도가 나온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등장한다.




민수기 6장 —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나실인 서원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Nazirite, ‘구별된 자’)의 서원을 하여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려 할 때는,

3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한다. 포도주의 식초도, 독주의 식초도 마셔서는 안 된다. 포도즙도 마셔서는 안 된다. 생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4 나실인으로 지내는 모든 날 동안 —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씨앗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된다.

5 나실인 서원의 모든 날 동안, 삭도가 그 머리에 닿아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친 기간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하다. 그 머리털을 기르게 두어야 한다.

6 여호와께 자신을 바친 모든 날 동안, 시체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7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어도, 그로 인하여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 하나님께 바쳐진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8 나실인으로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하다.”

나실인(Nazirite)은 히브리어 ‘나지르(nazir)’에서 왔다. ’구별하다’, ’헌신하다’는 뜻이다. 나실인은 특별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세 가지를 삼갔다 — 포도 관련 음식, 머리카락 자르기, 시체 접촉. 이 세 가지는 각각 절제(포도주), 헌신의 표시(머리카락), 의례적 순수(시체 부정)를 상징했다.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이 나실인과 연결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한다.

나실인 서원은 제사장만이 아닌 평범한 사람 누구나 — 남자든 여자든 —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고 싶을 때,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도 거룩함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나실인의 부정과 회복

9 “누군가 나실인 옆에서 갑자기 죽어 그의 머리를 더럽히면 — 정결케 되는 날인 7일째 되는 날에 그 머리를 밀어야 한다.

10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회막 문의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11 제사장은 하나로는 속죄제를, 하나로는 번제를 드릴 것이다. 시체로 말미암아 범한 죄를 위해 속죄를 받아라. 그 날에 자기 머리를 거룩하게 다시 구별하여야 한다.

12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나실인의 날들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 부정으로 더럽혀진 날들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속건제로 1년 된 수양을 드려야 한다.”





서원 기간의 마무리

13 “나실인이 서원 기간을 채웠을 때의 규정이다. 그는 회막 문으로 데려와야 한다.

14 여호와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 — 번제로 1년 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 속죄제로 1년 된 흠 없는 암양 한 마리, 화목제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

15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이에 따른 소제와 전제도.

16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드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다.

17 화목제로 그 숫양을 여호와께 드리되, 무교병 광주리와 함께. 소제와 전제도 함께.

18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자기 머리 — 즉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머리 — 를 밀어야 한다.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불 아래 놓아야 한다.

19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앞다리, 광주리에서 무교 과자 하나, 무교 전병 하나를 집어 머리를 민 나실인의 손 위에 놓을 것이다.

20 제사장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릴 것이다. 이것은 흔든 가슴과 들어 드린 넓적다리와 함께 제사장의 거룩한 몫이다. 그 후에야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서원을 마칠 때 머리카락을 미는 것은 — 헌신의 기간이 끝났다는 상징이었다. 자른 머리카락을 화목제 불에 넣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자란 거룩한 표시를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였다. 그 기간 동안 자란 것은 — 자기 것이 아니었다.

21 “이것이 서원한 나실인에 관한 규정이다. 나실인으로서 드리는 예물 외에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 자기 서원에 따라 드릴 것이다. 자기 구별한 서원에 따라 규정대로 해야 한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3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라: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7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세 문장은 세계에서 가장 자주 암송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다. 유대교·기독교·이슬람 모두가 이 기도를 안다. 히브리어로는 운율이 있는 시다 — 3행으로, 각 행은 3·5·7 단어로 점점 늘어나며, 축복도 점층된다. 지켜 주심에서, 은혜로움으로, 평강으로.

1979년 예루살렘 케텝 힌놈(Ketef Hinnom) 발굴에서 고고학자들이 소형 은두루마리 두 개를 발견했다. BC 7세기 — 바빌론 유배 직전의 것이었다. 그 두루마리 안에 새겨진 글이 이 기도였다. 숫자 6장 24~26절. 성경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본문이다. 3000년 전 사람들이 목에 걸거나 문간에 달아두었던 — 그 기도가 지금도 읽힌다.

세 행의 구조: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 물질적·물리적 보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 관계적 따뜻함, 하나님이 당신 얼굴을 향하다는 것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얼굴을 향하여 평강을” — 샬롬(Shalom). 전쟁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이 세 겹의 축복이 —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선포되었다.



다음 장 — 성막이 완성된 날, 12지파 지도자들이 봉헌 예물을 가져온다. 12일에 걸쳐, 지파마다 동일한 예물을. 가장 긴 장 중 하나다 — 반복이지만 반복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불렸다.




민수기 7장 — 12일의 봉헌


성막 완공의 날

1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치던 날이었다.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모든 기구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

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들, 계수된 자들의 두령들이 — 예물을 드렸다.

3 그들이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져왔다.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 — 지도자 두 명당 수레 하나씩, 한 명당 소 한 마리씩. 그들이 성막 앞에 그것들을 드렸다.

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 “이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라. 회막에서의 봉사에 쓰도록. 레위인들에게, 각자의 봉사에 따라 나누어 주어라.”

6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7 수레 두 대와 소 네 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 그들의 봉사에 따라.

8 수레 네 대와 소 여덟 마리는 므라리 자손에게 — 그들의 봉사에 따라.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9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성소의 봉사는 어깨로 메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거운 판자와 기둥을 나르는 므라리는 수레가 더 많이 필요했다. 거룩한 기구들을 담당하는 고핫은 수레를 쓸 수 없었다 — 그 기구들은 직접 어깨에 메고 걸어야 했다. 단순한 분배가 아니었다. 봉사의 성격에 맞는 방식이 있었다.





첫째 날 — 유다 지파

10 제단의 봉헌일에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렸다.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한 지도자씩, 하루에 한 지도자씩 제단의 예물을 드리게 하라.”

12 첫째 날 예물을 드린 사람은 유다 지파 지도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Nahshon).

13 그의 예물: 성소 세겔로 130세겔짜리 은 대접 하나, 70세겔짜리 은 주발 하나 — 둘 다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소제물로 가득 담아.

14 10세겔짜리 금 숟가락 하나 — 향으로 가득.

15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 숫양 하나, 1년 된 수양 하나.

16 속죄제물로 숫염소 하나.

17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 숫양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1년 된 수양 다섯 마리.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다.

이 동일한 예물 목록이 12번 반복된다. 12명의 지도자, 12일. 긴 반복이다. 그러나 각각 이름이 다르고, 지파가 다르다. 반복 속에 개별성이 있다. 아무도 생략되지 않았다. 가장 작은 지파도, 가장 마지막 날도 — 동일한 비중으로 기록되었다.





둘째 날 — 잇사갈 지파

18 둘째 날에는 잇사갈 지파 지도자 수알의 아들 느다넬(Nethanel).

예물은 나손의 것과 동일했다.





셋째 날 — 스불론 지파

24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 지도자 헬론의 아들 엘리압(Eliab).

예물은 동일.





넷째 날 — 르우벤 지파

30 넷째 날에는 르우벤 지파 지도자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Elizur).

예물은 동일.





다섯째 날 — 시므온 지파

36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지파 지도자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Shelumiel).

예물은 동일.





여섯째 날 — 갓 지파

42 여섯째 날에는 갓 지파 지도자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Eliasaph).

예물은 동일.





일곱째 날 — 에브라임 지파

48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지파 지도자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Elishama).

예물은 동일.





여덟째 날 — 므낫세 지파

54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지파 지도자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Gamaliel).

예물은 동일.





아홉째 날 — 베냐민 지파

60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지파 지도자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Abidan).

예물은 동일.





열째 날 — 단 지파

66 열째 날에는 단 지파 지도자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Ahiezer).

예물은 동일.





열한째 날 — 아셀 지파

72 열한째 날에는 아셀 지파 지도자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Pagiel).

예물은 동일.





열두째 날 — 납달리 지파

78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지파 지도자 에난의 아들 아히라(Ahira).

예물은 동일.





봉헌 총계

84 제단이 기름 부음을 받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드린 봉헌 예물의 합계:

은 대접 12개, 은 주발 12개, 금 숟가락 12개.

85 각 은 대접 130세겔, 각 은 주발 70세겔 — 은 기구 전체 합계: 성소 세겔로 2,400세겔.

86 향으로 가득한 금 숟가락 12개 — 성소 세겔로 각 10세겔 — 금 숟가락 합계: 120세겔.

87 번제물 총합: 수송아지 12마리, 숫양 12마리, 1년 된 수양 12마리, 소제와 함께. 속죄제물 숫염소 12마리.

88 화목제물 총합: 소 24마리, 숫양 60마리, 숫염소 60마리, 1년 된 수양 60마리.

이것이 제단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의 봉헌이었다.





회막에서 들리는 목소리

89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리러 회막 안에 들어갈 때, 증거궤 위 속죄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7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가운데 하나다(89절). 그러나 마지막 한 절이 모든 것을 다시 정렬시킨다. 12일 동안의 봉헌, 수백 마리의 짐승, 수천 세겔의 은과 금 —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모세는 홀로 회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기서 — 목소리를 듣는다. 모든 의례의 마지막 목적지는 제물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 —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 이었다.



다음 장 — 등잔 설치와 레위인들의 정결 위임 의식. 아론이 등잔을 정면으로 향하여 불을 켠다. 레위인들 위에 손을 얹는 이스라엘 자손. 이미 구별된 사람들을 다시 구별하는 의식이 반복된다.




민수기 8장 — 빛을 향하여


등잔 불을 켜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아론에게 말하라. ‘등잔에 불을 켤 때, 일곱 등잔이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하여라.’”

3 아론이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잔대 앞을 향하여 등잔에 불을 켰다.

4 등잔대의 모양은 이렇다 —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밑받침에서 꽃 장식까지 전부 금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형식 그대로였다.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 등잔들이 등잔대 정면을 향해 불을 켜야 했다. 빛이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인다. 무엇을 향해 빛을 비출지가 중요했다. 성막 안의 빛은 —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향해 조준되었다.





레위인의 정결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7 이렇게 하라 —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로 온몸의 털을 밀게 하고, 옷을 빨게 하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8 수송아지 한 마리와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라. 그리고 속죄제물로 다른 수송아지 한 마리도.

9 레위인들을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라.

10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데려오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위에 손을 얹을 것이다.

11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릴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봉사다.

12 레위인들은 수송아지들 위에 손을 얹을 것이다.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들을 위해 속죄할 것이다.

13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려라.

14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구별하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15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위에 손을 얹는다” — 손을 얹는 행위는 동일시와 위임의 표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들 위에 손을 얹음으로써 —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확인했다. 백성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16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에게 완전히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자 — 모든 처음 나는 것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

17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나는 것은 모두 내 것이다 —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두 치던 날에, 나는 그들을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18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들을 취하였다.

19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봉사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속죄케 하였다.”





모세가 행하다

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레위인들에게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대로 행했다.

21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았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렸다. 아론이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정결하게 했다.

22 그 후에야 레위인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의 감독 아래 회막에 들어가 봉사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들에 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봉사 연령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이다. 25세 이상은 회막 봉사의 일에 들어가 봉사할 수 있다.

25 그러나 50세가 되면 봉사에서 물러나 더 이상 봉사하지 않을 것이다.

26 그는 회막에서 형제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봉사는 하지 않는다. 너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관해 이렇게 정하라.”

4장에서는 30세로, 여기서는 25세로 시작점이 다르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25세부터 견습 기간으로 봉사를 배우고, 30세가 되면 정식 임무를 맡는다는 것이다. 50세에 현역에서 물러나도 보조 역할은 계속할 수 있었다. 노인을 강제로 쉬게 하면서도, 경험자의 지혜는 활용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다음 장 —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한 보완 규정이 생긴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방식이 설명된다 — 구름이 올라가면 출발, 구름이 머물면 멈춘다. 이스라엘의 행군은 시간표가 아니라 구름이 결정했다.




민수기 9장 — 구름이 머무는 곳에


두 번째 유월절

1 이집트를 떠난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정한 시간에 지키게 하라.

3 이 달 14일 저녁, 정한 시간에 그것을 지켜라. 그 모든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야 한다.”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했다.

5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달 14일 저녁,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했다.

이집트 탈출 1주년이었다. 광야에서 지킨 두 번째 유월절. 이 해에 유월절이 기록된 것은 단 두 번뿐이다 — 이집트에서의 첫 번째(출 12장)와 여기. 이후 가나안 입성 때까지 유월절 기록은 없다. 광야 40년간의 유월절이 어떻게 되었는지 —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부정한 사람을 위한 보완 규정

6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다.

그들이 그날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왔다.

7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시체로 인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 정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8 모세가 대답했다.

“잠깐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관해 무엇이라 명하실지 들어보겠다.”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시체로 인해 부정하거나 먼 여행 중에 있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는 — 그는 둘째 달에 지킬 수 있다. 14일 저녁에 — 유월절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11 그러나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뼈 하나도 꺾지 마라. 유월절의 모든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

12 그러나 깨끗하고 여행 중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정한 시간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질 것이다.

13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도 —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면, 유월절의 규례와 법도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동일한 규례다 — 거류민에게든 본토민에게든.”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보완 규정’이다. 규정이 불가능한 상황 — 시체로 부정해진 것 —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모세는 즉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달 유예를 허용하셨다. 규칙은 있지만, 예외적 상황을 위한 여지도 있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15 성막이 세워지던 날, 구름이 성막 — 증거의 장막 — 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 위에 불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16 항상 그랬다. 낮에는 구름이 덮고, 밤에는 불처럼 빛났다.

17 구름이 장막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났다.

구름이 내려앉으면 —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18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에 따라 길을 떠났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진을 치고 있었다.

19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머물 때는 —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20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있을 때는 —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 길을 떠났다.

21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머물다 아침에 올라가면 — 그들이 길을 떠났다. 낮이든 밤이든 구름이 올라가면 — 그들이 길을 떠났다.

22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 이스라엘 자손은 진을 치고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올라가면 — 길을 떠났다.

23 여호와의 명에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에 따라 길을 떠났다. 여호와의 명에 따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을 지켰다.

구름의 지배는 절대적이었다.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구름이 내려앉아 있는 한 —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구름이 올라가면 — 지체 없이 움직였다.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표가 없었다. 여행 일정이 없었다. 오직 구름만이 결정했다.

광야 생활은 매일의 예측 불가능성이었다. 구름이 언제 움직일지 알 수 없었다. 짐을 풀었다 싸기를 반복했다. 1년 만에 출발할 수도, 하루 만에 이동할 수도 있었다. 이 불확실성이 곧 순종의 연습이었다.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구름만 바라보는 것.



다음 장 — 은나팔 두 개가 만들어진다. 출발 신호, 경보 신호, 절기 신호로 쓰인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시내산을 떠난다. 출애굽 후 거의 1년을 머물렀던 그 산에서 — 떠나는 날이 온다.




민수기 10장 — 시내산을 떠나는 날


은나팔 두 개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 두들겨서 만들어라.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이 출발하는 신호로 써라.

3 두 나팔을 다 불면 — 온 회중이 회막 문으로 모여야 한다.

4 하나만 불면 — 이스라엘 천부장들, 지파 지도자들만 모여야 한다.

5 나팔을 길게 불면 — 동쪽 진영이 출발한다.

6 두 번째로 길게 불면 — 남쪽 진영이 출발한다. 출발 신호로 길게 부는 것이다.

7 그러나 회중을 모을 때는 길게 불지 않는다 — 짧게 분다.

8 아론의 아들들 —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 모든 세대의 영원한 규례다.

9 너희가 전쟁에 나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원수와 맞서게 될 때 —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원수에게서 구원받을 것이다.

10 너희의 기쁜 날에도, 정한 절기에도, 월삭에도 —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한 기억이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팔은 두 가지 기능을 가졌다. 하나는 신호 — 출발·정지·소집·경보. 하나는 예배 —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악기가 전쟁에서도, 예배에서도 울렸다. 군사와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사회였다.





시내산을 떠나다

11 둘째 해 둘째 달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에서 올라갔다.

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행진했다. 구름이 바란 광야(Wilderness of Paran)에 내려앉았다.

1년이 넘는 시간이었다. 출애굽 2년 2월 20일 — 이스라엘이 시내산 기슭을 떠난 날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산,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지던 그 산, 성막 설계도가 주어지던 그 산을 — 그들은 등 뒤에 두었다. 앞에는 광야가 있었다.

13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처음으로 출발하는 것이었다.

14 먼저 유다 자손 진영의 깃발이 부대별로 출발했다. 유다 지파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15 잇사갈 지파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

16 스불론 지파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

17 성막이 걷혔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했다.

18 그 다음 르우벤 진영의 깃발이 부대별로 출발했다. 르우벤 지파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19 시므온 지파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20 갓 지파 지휘관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21 그 다음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출발했다. 다음 정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져야 했다.

22 그 다음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깃발이 부대별로 출발했다. 에브라임 지파 지휘관은 암미훗의 아들 엘리사마.

23 므낫세 지파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24 베냐민 지파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25 마지막으로 단 자손 진영의 깃발이 모든 진영의 후위대로 부대별로 출발했다. 단 지파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

26 아셀 지파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27 납달리 지파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

28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는 순서였다. 부대별로.





모세와 호밥

29 모세가 장인 미디안(Midian)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Hobab)에게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오. 우리가 잘 대해드리겠습니다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좋은 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30 호밥이 말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31 모세가 말했다.

“제발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진을 칠 곳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32 우리와 함께 가시면 —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들을 당신에게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호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로 보인다(사사기 4:11). 모세가 그에게 광야 안내자 역할을 부탁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 인간 안내자를 구했다. 기도와 함께 지식을 사용했다. 영적 인도와 현실적 지식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았다.





출발의 기도

33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출발했다. 사흘 길을 행진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사흘 길 동안 앞서 가며 쉴 곳을 찾았다.

34 그들이 진영을 출발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35 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이 흩어지게 하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36 궤가 내려앉을 때마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수만 백성에게로.”

이 두 문장은 고대 전쟁 시가의 편린이다. 궤가 앞서 간다는 것 —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신학이다. 이스라엘은 뒤따르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선두에 서지 않으신다면,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광야 행군의 방식이었다.



다음 장 — 시내산을 떠난 직후부터 불평이 시작된다. 불, 메추라기, 원망, 죽음. 광야가 본색을 드러낸다.




민수기 11장 — 고기가 먹고 싶다


다베라의 불

1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무엇에 대해 불평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냥 — 악한 것을 불평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분노가 타올랐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일어나 진영 끝에서 불길에 휩쓸렸다.

2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불이 꺼졌다.

3 그 곳 이름을 다베라(Taberah, ‘불타는 곳’)라 불렀다.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불타올랐기 때문이었다.

1절은 짧고 날카롭다. 무슨 불평인지 말하지 않는다. 이유보다 결과가 앞에 온다. 불평 → 하나님의 분노 → 불 → 죽음. 시내산을 떠난 지 사흘 만에 — 이미 불평이 시작되었다.





고기가 먹고 싶다

4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들어온 잡다한 무리가 고기를 탐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기 시작했다.

“고기가 먹고 싶다!”

5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었던 걸 기억한다 —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도.

6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7 만나는 고수 씨앗 같았고 그 모양은 진주 같았다.

8 백성이 돌아다니며 모아서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 냄비에 삶거나 과자를 만들었다.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9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다.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었다” — 노예였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공짜 생선과 채소를 기억하지만, 채찍과 진흙 벽돌은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은 선택한다. 고통은 지우고 편의만 남긴다. 탈출에서 원망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모세의 절망

10 모세는 온 가족이 각자 자기 장막 문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여호와의 분노가 크게 타올랐다.

모세도 힘들었다.

11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왜 이 종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주의 눈에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까?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왜 저에게 지우십니까?

12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잉태했습니까? 제가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네 품에 안아라, 유모가 젖먹이를 안듯’이라고 하십니까 —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까지?

13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저는 어디서 구합니까? 그들이 제게 울부짖습니다 — ‘우리에게 고기를 다오, 먹게 해다오’!

14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15 정말로 제게 이렇게 하실 거라면 —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제가 주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면 — 이 고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절규에 가깝다. 지도자의 우아한 청원이 아니다. “차라리 죽여 달라”는 말이 나왔다. 엘리야도 비슷한 말을 했다(왕상 19:4). 요나도(욘 4:3). 이들의 공통점 — 극도로 소진된 상태다. 성경은 이 절규를 죄로 기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책망하지 않고 — 실질적 도움을 주셨다.





70명의 장로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서 70명을 모아라 — 네가 백성의 장로와 감독관으로 아는 사람들을.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 거기에 세워라.

17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말하겠다. 네게 있는 영을 나누어 그들에게 두겠다. 그들이 백성의 짐을 너와 함께 질 것이다. 네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18 백성에게는 말하라 — ’내일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라.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울었기 때문이다 — 이집트에서 잘살았던 것을 기억하며 울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너희가 먹을 것이다.

19 하루이틀이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스무 날도 아니다.

20 한 달 동안, 코에서 나올 때까지, 메스껍게 될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버리고 그 앞에서 울며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왜 나왔느냐고 했기 때문이다.’”

21 모세가 말씀드렸다.

“여기 제 주위에 있는 백성이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22 그들에게 충분하려면 양 떼와 소 떼를 다 잡아야 합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모아야 합니까?”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모세의 산술은 맞았다. 60만 명을 한 달 먹일 고기 —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수치가 아니었다. “내 손이 짧으냐?” 가능성의 한계를 다시 설정하는 대답이었다.





70 장로와 영

24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다. 그리고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 주위에 세웠다.

25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있는 영을 나누어 70명의 장로들에게 두셨다. 영이 그들에게 임하자 — 그들이 예언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 더 이상은 하지 않았다.

26 그런데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다. 한 명은 엘닷(Eldad), 다른 한 명은 메닷(Medad). 그들도 명단에 있었지만, 장막으로 나오지 않았다. 진영에 있었는데 —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그들도 진영 안에서 예언했다.

27 한 소년이 달려와 모세에게 보고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8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Joshua)가 말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모세의 수행자였다.

“모세 내 주여, 막아주십시오!”

29 모세가 대답했다.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백성이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에게 그 영을 주신다면.”

여호수아의 반응은 충성심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충성심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백성이 예언자이길 바란다”고 했다. 영의 독점을 원하지 않았다. 지도자의 권위가 희석될까 봐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 모세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





메추라기

31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왔다. 진영 위로, 진영 주위 사방으로, 약 하루 걷는 거리만큼, 땅 위에서 약 두 규빗 높이쯤 — 메추라기가 뒤덮었다.

32 백성이 그날 하루 온 종일 밤새도록 그 다음 날까지 일어나 메추라기를 모았다. 적게 모은 사람도 열 호멜이었다. 진영 주위에 그것들을 널어놓았다.

33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었다 — 씹기도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백성에게 타올랐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매우 큰 재앙으로 치셨다.

34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Kibroth-hattaavah, ‘탐욕의 무덤’)라 불렀다. 고기를 탐한 자들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었다.

메추라기가 왔다. 실제로 메추라기(Coturnix coturnix)는 봄철 지중해에서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다. 이 이동 경로가 시나이 반도와 교차한다. 철새가 지쳐 떨어지는 현상은 기록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타이밍과 규모는 — 자연 현상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들은 먹기도 전에 죽었다. 이 급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메추라기를 다량 섭취하면 코티르니즘(coturnism)이라는 중독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 — 메추라기가 독성 식물의 씨앗을 먹을 때 독성이 축적된다. 그러나 본문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집중한다. ‘탐욕의 무덤’ — 욕망이 닿는 곳에 죽음이 있었다.



35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백성이 하세롯(Hazeroth)으로 이동했다. 거기에 머물렀다.



다음 장 — 하세롯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비방이 일어난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해 말을 꺼낸다. 이집트 여인 때문에. 그러나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민수기 12장 — 미리암의 흰 살결


구스 여인

1 미리암(Miriam · ㉸ 미르얌)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

’구스(Cush)’는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 즉 아프리카 동북부를 가리킨다. 그러나 ’구스’가 미디안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는 해석이 있다 — 이 경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므로, 그 딸 십보라를 가리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 본문은 아내 문제가 표면적 이유였음을 암시한다. 진짜 문제는 다음 절에 나온다.

2 그들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구스 여인은 핑계였다. 진짜 문제는 권위였다.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예언자가 아니냐?” 미리암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예언자였고(출 15:20),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다. 그들에게 자기 권위가 있었다. 그런데 모세가 유일한 중재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불만이었다.





여호와의 개입

3 모세는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 — 땅 위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이 한 문장이 가장 이례적이다.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 “가장 ~한”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쓸 수 없다. 편집자의 삽입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었을 때, 모세는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다.

4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셋 다 회막으로 나오라.”

셋이 나왔다.

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안에서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셨다.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둘이 앞으로 나왔다.

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예언자가 있으면 — 나 여호와는 환상으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에서 그와 말한다.

7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내 온 집에서 신실하다.

8 내가 그와는 얼굴을 맞대고, 명확하게 말한다 —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기를 꺼리지 않느냐?”

9 여호와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미리암의 나병

10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다.

그리고 미리암을 보니 — 나병이 들어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았다. 나병이었다.

11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범죄한 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12 그를 — 살이 반쯤 썩은 채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죽은 아이 같은 꼴로 두지 마십시오.”

아론의 말에서 공포가 느껴진다. “살이 반쯤 썩은” — 나병의 극한 이미지다. 아론은 제사장이다. 그가 가장 잘 아는 것 — 나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누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

13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여, 부디 그를 고쳐 주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면 그녀는 7일 동안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게 하라. 그 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15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출발하지 않았다.

16 그 후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아론은 형벌을 면했다.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다. 왜 아론은 벌을 받지 않았는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제사장이 나병에 걸리면 성막 봉사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었다는 해석이 있다. 또는 미리암이 이 비방의 주도자였다는 해석도 있다 — 원문에서 “그들이 말했다”는 동사의 주어가 여성 단수 형태를 쓰기 때문이다.

모세의 반응은 단순하고 짧았다.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다. 길지도 않았다. “하나님이여, 부디 그를 고쳐 주소서” — 여섯 단어. 온유한 사람이 하는 기도였다.

미리암이 진영 밖에 있는 동안 — 60만 명의 행군이 멈추었다. 아무도 미리암을 두고 떠나지 않았다. 7일간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공동체는 한 사람을 기다렸다.



다음 장 —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견된다. 40일간 가나안을 살핀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할 때 — 두 가지 다른 목소리가 충돌한다. 그 충돌이 40년을 결정한다.




민수기 13장 — 12명이 본 것


정탐꾼을 보내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라. 각 조상 지파에서 한 명씩 — 지도자들 중에서.”

3 모세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 중 우두머리들이었다.

4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르우벤 지파에서 삭굴의 아들 삼무아(Shammua).

5 시므온 지파에서 호리의 아들 사밧(Shaphat).

6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Caleb · ㉸ 칼렙).

7 잇사갈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 이갈(Igal).

8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Hoshea) — 이 사람이 훗날의 여호수아다.

9 베냐민 지파에서 라부의 아들 발디(Palti).

10 스불론 지파에서 소디의 아들 갓디엘(Gaddiel).

11 요셉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수시의 아들 갓디(Gaddi).

12 단 지파에서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Ammiel).

13 아셀 지파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둘(Sethur).

14 납달리 지파에서 웝시의 아들 나비(Nahbi).

15 갓 지파에서 마기의 아들 그우엘(Geuel).

16 이들이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Joshua)라 불렀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행위였다. ’호세아(Hoshea)’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Yehoshua)’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해진 것이다. 이 이름이 훗날 그리스어로 ’예수(Iēsous)’가 된다.





탐지 명령

17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내면서 말했다.

“네겝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산지로 올라가라.

18 그 땅이 어떤지 — 거기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살펴라.

19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진을 치는 곳인지 요새인지 살펴라.

20 땅이 기름진지 척박한지 —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라.

담대하여라.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40일의 탐지

21 그들이 올라가 신 광야(Wilderness of Zin)에서 르홉(Rehob), 즉 하맛(Hamath) 어귀까지 땅을 살폈다.

22 그들이 네겝을 지나 헤브론(Hebron)까지 왔다. 거기에는 아히만(Ahiman), 세새(Sheshai), 달매(Talmai) — 아낙 자손(Anakim)이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지어진 곳이었다.

아낙 자손 — 성경에서 거인족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다. ‘아낙(Anak)’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특별히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을 가리켰다. 후대에 ’르바임(Rephaim)’, ‘삼숨민(Zamzummim)’ 등 여러 이름으로도 불렸다. 이들이 실제로 특별히 거대했는지, 아니면 적에 대한 과장인지 — 학계는 판단하지 않는다.

23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Valley of Eshcol)에 이르러 거기서 한 가지 포도송이를 잘라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

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자른 포도송이로 인하여 그 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다.

25 그들이 40일 만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다.





두 가지 보고

26 그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돌아왔다. 바란 광야 가데스(Kadesh)에서. 회중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다.

27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갔습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과일입니다.

28 그런데 —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했습니다. 성읍들은 크고 요새화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29 아말렉 사람들이 네겝에 삽니다.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가에 삽니다.”

30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가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31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는 그 백성에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탐지한 땅에 대해 악한 보고를 퍼뜨렸다.

“우리가 가서 살핀 그 땅은 —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33 거기서 거인을 보았습니다 — 아낙의 후손인 네피림을. 우리 눈에는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고,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 땅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었습니다” — 좋은 땅이라 했다가, 삼키는 땅이라 했다. 모순이지만 — 두려움은 그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사실을 말했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말했다.

“우리 눈에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았다” — 자기 인식의 축소. 실제 크기가 아니라 심리적 크기다. 두려움이 사람을 작게 만든다.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땅, 같은 적, 다른 결론 — 차이는 시야에 있었다.



다음 장 — 밤새 온 회중이 울었다. 모세를 버리고 새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홀로 서서 외쳤다.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셨다 — 40년. 이 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민수기 14장 — 40년의 선고


밤새 통곡

1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 밤에 백성이 통곡했다.

2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다.

온 회중이 말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저 땅으로 데려가서 칼에 죽게 하려는 것이냐? 우리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4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지도자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두려움이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 노예로. 죽임당하는 것보다 노예가 낫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두려움이 가장 나쁜 기억까지 지워버렸다.





갈렙과 여호수아

5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

6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 그 땅을 탐지했던 자들 중 두 명 — 이 자기 옷을 찢었다.

7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 매우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8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9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막은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0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분노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내가 그들 중에 행한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 언제까지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냐?

12 내가 그들을 역병으로 치고 그들을 쫓아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13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이집트인들이 들을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중에서 데려오셨습니다.

14 이집트인들이 이 땅 거주민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 여호와가 그들과 얼굴을 맞대고 보이신다는 것을,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신다는 것을 —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15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처럼 죽이신다면 — 주에 관한 소식을 들은 나라들이 말할 것입니다.

16 ’여호와가 그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에서 멸했다’고.

17 이제 주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18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가 많으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되, 벌 받을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3대와 4대까지 갚는다’고.

19 주의 인자의 크심에 따라, 이집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 이 백성의 죄를 부디 용서하소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논리적이었다. 인류의 평판, 하나님의 이름, 이미 주어진 약속 — 세 가지를 내세웠다.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할 것인지”가 첫 번째 논거였다. 하나님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 하나님이 세상에서 실제로 어떻게 알려질 것인지의 문제였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의 증거였다.

2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였다.

21 그러나 —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사실이듯이 —

22 내 영광과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한 내 표적들을 보고서도,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은 —

23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반드시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한 자들은 한 명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24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고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 내가 그를 그가 갔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의 자손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40년의 선고

25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일 방향을 바꾸어 홍해 길을 통해 광야로 들어가라.”

26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7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나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낼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28 그들에게 말하라 —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살아 있는 것이 사실이듯이,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29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쓰러질 것이다 — 계수된 자 전체,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 전체.

30 너희가 거주할 거라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에 —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31 그러나 너희 어린아이들 — 너희가 포로가 될 거라고 했던 그들 — 내가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너희가 싫어했던 그 땅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32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다.

33 너희 자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민이 될 것이다. 너희의 음란함을 지고 다닐 것이다 —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쓰러질 때까지.

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대로 — 40일 — 1일에 1년씩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너희는 내가 마음을 돌이킨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35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 악한 회중 — 나를 향해 모인 그 전체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이 광야에서 그들이 다 쓰러져 거기서 죽을 것이다.”

“열 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 열 가지를 열거할 수 있다. 홍해에서(출 14), 마라에서(출 15:24), 신 광야에서(출 16:2), 안식일 위반(출 16:20, 27), 르비딤에서(출 17:2), 금송아지(출 32), 다베라(민 11:1), 기브롯 핫다아와(민 11:4), 그리고 지금까지 두 번. 기억은 누적되었다. 인내에도 숫자가 있었다.

40년이 선고되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한다”고 했던 그 40일 — 하루가 1년이 되어 40년이 되었다. 두려움의 크기가 형벌의 크기를 결정했다.





정탐꾼들의 죽음

36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냈던 사람들 중, 돌아와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그 땅에 대해 악한 보고를 퍼뜨린 자들이 —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37 악한 보고를 퍼뜨린 그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다.

38 그러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살았다 —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늦은 시도

39 모세가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자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40 이른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려 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것입니다 —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곳으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41 모세가 말했다.

“왜 여호와의 명을 어기려 하느냐? 그것은 될 일이 아니다.

42 올라가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 중에 없기 때문이다. 원수들 앞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라.

43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여호와를 돌이킨 것은 너희였기 때문에 —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44 그러나 그들은 기어코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45 그 산에 살던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치고 무찔렀다 — 호르마(Hormah)까지.

순종의 타이밍이 있었다. “가라” 할 때 가지 않았다. “가지 마라” 할 때 갔다. 그것은 용감한 믿음이 아니었다 — 죄책감으로 지시를 뒤집으려는 시도였다. 하나님의 임재 없는 전진은 전진이 아니었다. 그들은 패배했다.



다음 장 — 광야 생활 중 드려야 할 제사 규정들이 이어진다. 선고 직후 —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지킬 제사법을 주신다. 판결이 취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약속도 취소되지 않았다. 언젠가 들어갈 그 땅을 위한 규정이 — 지금 주어졌다.




민수기 15장 — 옷자락의 술


가나안에서 드릴 제사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주지에 들어갈 때 —

3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려면, 번제나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이나 절기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릴 때:

4 예물을 드리는 자는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힌을 드려야 한다.

5 번제나 일반 제물에서 양 한 마리에 대해 이렇게 준비하라.

6 숫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와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힌을 드려라.

7 수송아지 한 마리에 대해서는: 소제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와 전제로 포도주 2분의 1 힌을 드려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다.”

40년 선고 직후에 가나안에서 드릴 제사법이 주어졌다. 이것이 중요하다 — 지금 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들어갈 것이다. 형벌이 선고된 직후에 — 약속의 땅을 전제한 규정이 이어진다. 소망은 형벌과 함께 존재했다.

14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이나, 앞으로 대대에 걸쳐 너희 중에 있는 자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려 할 때는 — 너희가 하는 것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15 회중에게 한 규례다 — 너희에게든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든 동일하다. 영원한 규례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외국인은 같다.

16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나 한 율법, 한 법도다.”

‘외국인도 동일하다’ — 이 원칙이 두 번 반복된다. 하나님의 규례는 민족을 가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한 외국인은 동일한 의무를, 동일한 특권을 가졌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22 “이스라엘 자손이 부지중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게 되었을 때:

23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하신 날부터, 이후 모든 세대에 걸쳐 —

24 만약 회중이 부지중에 범한 것이라면: 온 회중은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 소제와 전제와 함께, 규례대로, 그리고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한다.

25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해 속죄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30 “그러나 부지중이 아니라 —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는,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여호와를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져야 한다.

31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끊어져야 한다.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있다.”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 — 구분이 있었다. 부지중의 죄는 제사로 속죄 가능했다. 그러나 “눈을 부릅뜨고” 하는 죄 — 이것은 공동체 밖으로의 추방이었다. 이것은 형사 책임과 도덕적 의도성에 대한 법의 기초 원칙과도 연결된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

32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모으고 있다가 발각되었다.

33 그를 잡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고 왔다.

34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가두어 두었다.

3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야 한다.”

36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 짧은 이야기는 불편하다. 나무를 모으는 행위 하나로 사람이 죽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배경이 필요하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는 표시였다(신 5:15). 노예는 쉬지 못한다. 쉼은 자유의 표시였다. 그것을 어기는 것은 — 그 해방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 시대, 그 공동체의 맥락에서.





옷자락의 술

3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명하라 — 모든 세대에 걸쳐 옷자락에 술을 달게 하라.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청색 끈을 더하라.

39 그것이 술이 되어 너희가 볼 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방황하지 않도록 — 너희가 그것들을 따라 음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40 이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 술이 찌찌트(tzitzit, 치칫)다.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기도할 때 두르는 탈릿(tallit, 기도 숄)에 달린 네 개의 술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억을 돕는다. 볼 때마다 —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다.

청색 끈은 특별했다. ’틀렛(tekhelet)’이라 불리는 이 청색은 지중해의 흰수염고둥(Murex trunculus)에서 추출한 염료였다. 매우 귀했다. 그 생산 방법이 수세기 동안 잊혀졌다가 19세기 말에 재발견되었다. 현재 일부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염료로 만든 청색 끈을 찌찌트에 다시 달고 있다.



다음 장 —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킨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땅이 입을 벌린다.




민수기 16장 — 땅이 갈라진 날


고라의 반역

1 레위의 자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Korah · ㉸ 코라)가 다단(Dathan)과 아비람(Abiram) —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 — 과 함께 일어났다. 또 르우벤 자손 벨렛의 아들 온(On)도 함께했다.

2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의 지도자들, 공회 소속 유명한 자들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3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모여서 말했다.

“당신들은 너무 지나쳤습니다. 회중 전체가 거룩합니다 — 그들 모두 안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이 여호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를 높입니까?”

고라는 레위인이었다. 레위인의 특권 — 성막 봉사 — 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제사장직을 원했다. 아론의 자리를. 다단과 아비람은 르우벤 자손이었다 —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후손.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오래된 불만이 있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모인 불만들이 —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나로 뭉쳤다.





모세의 반응

4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5 그리고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여호와께서 누가 당신의 것이고 거룩한지, 누가 가까이 올 수 있는지 — 알게 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오게 하실 자를 직접 선택하실 것입니다.

6 이렇게 하십시오 — 고라와 그 무리 전체가 향로를 가져오십시오.

7 내일 여호와 앞에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피우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거룩한 자입니다. 레위 자손들이여, 당신들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8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들이여, 들으십시오.

9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당신들을 구별하여 당신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 작은 일입니까?

10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모든 레위 형제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직까지 구하는 것입니까?

11 그러므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무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모인 것입니다. 아론이 누구이기에 당신들이 그를 향해 원망합니까?”

모세는 고라의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레위인이라는 특권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 그런데 더 높은 것을 원했다. 만족하지 않는 욕망이 — 반역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모세는 “나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 원망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다단과 아비람의 거부

12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13 당신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우리 위에 군주가 되려 하는 것입니까?

14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않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십니까?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냈다” — 이집트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 그 말이 가나안에 쓰이는 말인데도. 절망이 언어를 뒤집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이상화했다. 출애굽에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기억은 이렇게 변했다.

15 모세가 몹시 화가 나서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향로 시험

16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너와 네 온 무리가 내일 여호와 앞에 나와라 —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라. 250개의 향로 위에 향을 피워라. 너와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라.”

17 각자 자기 향로를 가져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놓았다. 모세와 아론도 향로를 들고.

18 그들이 회막 문 앞에 섰다. 고라도 온 무리를 모아 회막 문 앞에 모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19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0 “이 회중을 내가 순식간에 소멸하겠다.”

21 두 사람이 엎드려 말씀드렸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여 —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대적한 무리를 위해 또 기도했다. “한 사람의 죄로 전체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 이것은 14장에서도 했던 기도였다. 지도자가 거부당하고 공격받으면서도 — 그 공격자들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땅이 갈라졌다

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4 “회중에게 말하라 —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25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갔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라갔다.

26 모세가 회중에게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십시오. 그들의 것을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쓸려가지 않도록.”

27 그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났다. 다단과 아비람은 나와 자기 장막 문에 서 있었다 — 아내들과 아들들과 어린아이들과 함께.

28 모세가 말했다.

“이것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29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고,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당한다면 —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닐 것이다.

30 그러나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땅이 그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살아서 음부로 내려간다면 —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31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 그들 아래 땅이 갈라졌다.

32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켰다 —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고라의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33 그들이 살아서 음부로 내려갔다. 그들의 것들과 함께. 땅이 그들 위를 덮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다.

34 그들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모두가 그 소리를 듣고 달아났다.

“땅이 우리를 삼킬까 봐!”

35 그리고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드린 250명을 소멸시켰다.

땅이 갈라졌다 —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시내 반도와 요르단 지구대 주변은 지진 활동 지역이다. 그러나 타이밍이 —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 그것이 핵심이었다. 자연 현상이었는지 초자연적 사건이었는지보다, 그 타이밍이 선언의 신뢰성을 결정했다.





향로의 처리

3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37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라 — 불 가운데서 향로들을 집어내라. 불을 저기 멀리 뿌려라. 향로들이 거룩해졌기 때문이다.

38 죄 지은 자들의 향로들 — 그것들을 두들겨 제단 덮개로 만들어라. 그것들이 여호와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39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사른 자들이 드렸던 구리 향로들을 집어서 두들겨 제단 덮개로 만들었다.

40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억이 될 것이었다 —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와 분향하지 못한다는 것을.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의 원망

41 그 다음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하루가 지났다. 땅이 사람들을 삼키고 250명이 불에 탔다. 그 다음 날 — 또 원망이 일어났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심판을 보고도 — 심판의 원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망의 방향을 바꿀 뿐이었다.

42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모여들 때, 그들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43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왔다.

4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5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하겠다.”

두 사람이 엎드렸다.

46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향로를 가져다 제단에서 불을 담고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하라. 여호와에게서 진노가 나왔다 — 재앙이 시작되었다.”

47 아론이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한가운데로 달려갔다. 이미 재앙이 백성 중에 시작되어 있었다. 그가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48 그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재앙이 멈추었다.

49 고라 사건 외에 그 재앙으로 죽은 사람은 14,700명이었다.

50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재앙이 멈추었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서 있었다” — 아론의 자리가 그곳이었다. 중간. 재앙이 번지는 방향을 몸으로 막은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이었다. 이 순간 그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론이 서 있는 곳에서 재앙이 멈추었다.



다음 장 — 12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가 회막 안에 하룻밤 놓인다. 다음 날 아침 —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아몬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 누가 제사장직을 맡아야 하는지 — 살아 있는 증거가 생겼다.




민수기 17장 — 아론의 싹튼 지팡이


열두 지팡이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가져와라 — 조상 집안별로, 각 지도자에게서 한 개씩 — 총 12개. 각자 자기 이름을 지팡이에 써라.

3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조상 집안별로 각 지도자에게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

4 내가 만나는 회막 안 증거궤 앞에 그것들을 두어라.

5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 대해 원망하는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할 것이다.”

6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조상 집안별로 각자 지팡이를 주었다 — 총 12개. 아론의 지팡이도 그 중에 있었다.

7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8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보니 —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 있었다. 싹이 났을 뿐 아니라 — 꽃도 피었다. 그리고 아몬드 열매가 맺혀 있었다.

9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들을 모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지고 나왔다. 그들이 보았다.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져갔다.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 놓아라. 반역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표징으로 두어라. 그들의 원망 소리를 내 앞에서 끝내라 — 그들이 죽지 않도록.”

11 모세가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아몬드(almond, 히브리어 ‘샤케드 שָׁקֵד’)는 이스라엘의 봄을 알리는 첫 번째 꽃이다. 1월 말에서 2월에 다른 모든 나무보다 먼저 핀다. 히브리어에서 ’샤케드’는 ’깨어 있는 것, 지켜보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잘린 지팡이에서 — 그것도 하룻밤 만에 —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왔다. 제사장직은 인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증거였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1장 11~12절과 연결된다. 예레미야가 환상에서 “아몬드 나무 가지(샤케드)”를 보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이루려고 지켜본다(쇼케드)”고 하신다. 같은 단어 뿌리에서 두 이야기가 만난다 —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에서 생명이 싹튼다.





이스라엘의 두려움

12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멸망하겠습니다. 다 멸망하겠습니다.

13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마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은 이제 반역이 아니라 공포였다. 고라의 반역 — 땅이 갈라진 것, 아론의 지팡이 — 이 모든 것 뒤에 남은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우리가 다 죽습니까?”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다면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다음 장에서 주어진다 — 레위인들이 있다. 그들이 중간에서 그 위험을 감당한다.



다음 장 —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다시 정의된다. 그들이 받는 분깃도 정해진다. 땅이 없는 대신 — 십일조가 그들의 몫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이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대신, 그들이 가까이 간다. 그들이 위험을 감당한다. 그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다.




민수기 18장 — 땅 대신 십일조


성소의 죄책을 지는 자들

1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들, 네 조상 집안이 성소와 관련된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이 제사장직과 관련된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2 네 형제 레위 지파도 함께 데려오라 — 네 조상 지파를. 그들이 너와 함께해야 한다.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 그들도 봉사할 것이다.

3 그들이 네게 맡겨진 것들과 장막 전체의 직무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성소의 기구들과 제단에는 가까이 오면 안 된다 — 그들도 죽고 너희도 죽지 않도록.

4 그들이 너와 함께 회막의 모든 봉사를 위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5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지켜라 —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6 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들을 내가 직접 데려왔다.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로 너희에게 주었다. 회막에서의 봉사를 위해.

7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쪽의 모든 일에 관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제사장 직무를 선물로 주었다.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론에게 주어진 특권과 함께 — 그에 따른 위험도 명시되었다. “성소와 관련된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 백성이 잘못했을 때 그 죄책을 자기 몸으로 받아낸다는 뜻이었다. 특권이 아니라 짐이었다. 아니, 특권이었기 때문에 짐이었다.





제사장의 몫

8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내게 드려진 예물들을 네게 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거룩한 것 — 그것들을 기름 부음의 몫으로, 영원한 규례로 너와 네 아들들에게 주었다.

9 불사르지 않는 거룩한 것들 중 네 것이 될 것이 이것이다 — 소제, 속죄제, 속건제로 내게 가져오는 모든 예물. 그것들은 너와 네 아들들의 몫으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10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먹어라. 모든 남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11 이것도 네 것이다 — 이스라엘 자손의 드려지는 예물들 중 흔들어 드리는 예물들.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영원한 규례로 주었다. 집에서 정결한 모든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2 기름의 처음 익은 것 — 최선의 것, 포도즙의 최선, 곡물의 최선 — 그것들을 내게 드리는 처음 것들을 네게 주었다.

13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것이 네 것이다. 집에서 정결한 모든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14 이스라엘 중에서 금지된 것은 모두 네 것이다.

15 모든 육체 중 여호와께 드리는 처음 난 것 — 사람이든 짐승이든 — 은 네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처음 난 자는 속전을 받아 되돌려 보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속전을 받아 되돌려 보내야 한다.

16 1개월 이상 된 것에 대해 속전을 받아라. 성소 세겔로 5세겔 — 20게라가 1세겔이다.

17 그러나 소의 처음 난 것, 양의 처음 난 것,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전을 받으면 안 된다 — 그것들은 거룩하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르라 —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화제로.

18 그 고기는 네 것이다 — 흔들어 드리는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네 것이다.

1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들 — 내가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다. 여호와 앞에서 깨지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소금 언약” — 소금은 썩지 않는다. 소금 언약은 영원히 유효한 언약을 의미했다. 중동 전통에서 소금을 나누는 것은 영구적 우정과 신뢰의 표시였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약속은 —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





레위인의 몫 — 십일조

20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 중에 몫이 없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 — 나 자신이 — 네 몫이고 네 분깃이다.

21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십일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다 — 그들이 회막에서 수행하는 봉사, 그 봉사의 대가로.

22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는 회막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 죄책을 지고 죽지 않도록.

23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고 그 죄책을 짊어질 것이다. 영원한 규례다 — 너희 모든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유업은 없을 것이다.

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십일조 — 내가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유업으로 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의 유업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레위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지파 고유의 영토를 받지 못했다. 다른 지파들이 각자의 땅을 받을 때 —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었다. 대신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진 성읍들이 주어졌고, 온 이스라엘의 십일조가 그들의 생계였다. 땅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었다. “나 자신이 네 몫이다” — 이 선언이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했다.





레위인이 드리는 십일조

2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6 “레위인들에게 말하라 —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아 유업으로 삼을 때,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27 너희가 드리는 것이 곡식 타작마당의 곡물처럼, 포도즙 틀의 포도주처럼 여겨질 것이다.

28 이렇게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십일조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 그것을 제사장 아론에게 드려라.

29 너희가 받는 모든 예물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드려라 — 그 중에서 최선의 것, 가장 거룩한 부분을.

30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라 — 너희가 그 가운데서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레위인들에게 그것은 타작마당의 소출처럼, 포도주 틀의 소출처럼 여겨질 것이다.

31 너희와 너희 가족이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이 너희의 임금이다 — 회막에서의 봉사에 대한 대가로.

32 너희가 그 중에서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레위인도 십일조를 드렸다. 그들은 받는 사람이었지만 — 동시에 드리는 사람이었다. 받은 것에서 다시 드리는 원칙 — 누구도 최종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을수록 — 드려야 하는 의무도 함께 커졌다.



민수기 18장으로 민수기의 첫 번째 큰 단락이 마무리된다. 인구조사(1~2장)로 시작해, 레위인의 역할(3~4장), 공동체 규정(5~6장), 봉헌과 출발(7~10장), 광야의 반역과 심판(11~17장), 그리고 제사장·레위인의 분깃(18장)까지. 이 구조 전체는 하나의 질문에 답한다 — 하나님이 이 공동체 한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민수기 19장 — 붉은 암송아지의 재


이상한 법

1 주님이 모세와 아론(Aaron)에게 말씀하셨다.

2 “이것이 내가 명하는 율법의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흠 없고 점 없으며 멍에를 메어 본 적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오라 하여라.

3 너희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 · ㉸ 엘아자르)에게 줄 것이다. 그가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앞에서 잡으면,

4 엘르아살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릴 것이다.

5 그 암송아지를 그의 눈앞에서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를 것이다.

6 그리고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붉은 암송아지 —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롭고 불가해한 의식 중 하나로 꼽힌다.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씨름한 역설이 있다. 이 의식은 시체에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 정작 이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은 부정해진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 그 의식을 행하는 자를 부정케 한다. 탈무드는 이 규례를 “규례의 왕”이라 부르며, 모세조차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했다고 전한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아무도 타인의 짐을 대신 질 수 없다는 신학적 진실을 읽는다. 그냥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잿물 만들기

7 불사르고 나면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지만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8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9 정결한 사람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둘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보관할 것이니 부정을 씻는 물(정결수)을 위한 것이다. 이는 속죄를 위함이다.

10 재를 거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시체를 만진 사람

11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12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정결해진다. 셋째 날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도 정결해지지 않는다.

13 죽은 사람 —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정결수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부정하다.

14 이것이 법이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으면 — 그 천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안에 있던 자는 모두 7일 동안 부정하다.

15 뚜껑이 덮이지 않고 열려 있는 모든 그릇도 부정하다.

16 들에서 칼에 찔려 죽은 자나 자연사한 자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정결케 하는 법

17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불사른 암송아지의 재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부을 것이다.

18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천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릴 것이다.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자연사한 자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19 정결한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릴 것이다.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씻으면 저녁에 정결해진다.

20 부정한데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 그는 회중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주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정결수를 뿌리지 않았으므로 그는 부정하다.

21 이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다.

정결수를 뿌린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다. 정결수를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22 부정한 자가 무엇을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고,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 장의 역설은 일부러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다. 정결케 하는 것이 동시에 부정케 한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죄를 다루는 모든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상징으로 읽는다. 타인의 부정함을 처리하는 것은 — 자신도 그 오염에 노출된다. 이 규례의 “뜻”은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만이 주어진 전부다.



다음 장 —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는다. 그리고 모세가 반석 앞에서 화를 낸다. 그 한 순간이 약속의 땅 문을 닫는다.




민수기 20장 — 반석과 분노


미리암의 죽음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Zin)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이 가데스(Kadesh)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Miriam · ㉸ 미르얌)이 죽어 장사되었다.

한 줄이다. 성경이 미리암의 죽음에 바치는 공간은 딱 한 줄이다. 그녀는 출애굽 첫날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아기 모세를 지켜본 소녀였다. 홍해를 건넌 후 소고를 들고 노래를 이끈 여인이었다. 40년 광야의 절반을 함께 버텼다. 그리고 그렇게 갔다.





물이 없다

2 회중에게 물이 없었다.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다. 공격이 시작됐다.

3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4 어째서 주님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와 우리 짐승을 여기서 죽게 하느냐?

5 어째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느냐? 이 나쁜 곳으로 이끌어 오려고?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곳으로?”

6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으로 갔다.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반석에게 말하라

7 주님이 모세(Moses)에게 말씀하셨다.

8 “지팡이를 가져오라. 너와 형 아론이 회중을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다. 너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여라.”

9 모세가 명령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가져왔다.

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들어라, 반역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다.

물이 쏟아졌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셨다.

그러나 이미 무언가 어긋났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 하셨다. 모세는 쳤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 —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것인 양. 40년의 피로가, 미리암의 죽음이, 또다시 반복되는 백성의 원망이 — 그 한 순간에 폭발했다. 물은 나왔다. 그러나 대가가 따랐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12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이끌어 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 모세는 40년을 걸었다. 이집트에서 바로와 싸웠고, 홍해를 갈랐고, 시나이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지 — 가나안 — 를 보지 못한다. 딱 한 번의 반석 사건 때문에. 이 판단의 가혹함은 성경의 독자들을 수천 년 동안 불편하게 해왔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 자신은 이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한다. 어떤 랍비들은 모세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지도자의 책임은 더 무겁다고 말한다. 본문은 이유를 더 설명하지 않는다.

13 이곳이 므리바(Meribah) 물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던 곳. 거기서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났다.





에돔이 거절하다

14 모세가 에돔(Edom) 왕에게 전령을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오.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알 것이오.

15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갔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집트에 있었소. 이집트인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을 괴롭혔소.

16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이 우리 소리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어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변방에 있는 가데스 성에 있소.

17 부탁이오.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해주시오. 밭으로도 포도원으로도 지나가지 않겠소.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소. 왕의 큰길로만 가겠소. 당신 경계를 다 지날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소.”

18 에돔이 답했다.

“안 된다. 네가 지나가면 칼로 막겠다.”

19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말했다.

“우리는 큰길로 가겠소. 우리나 우리 짐승이 물을 마시면 값을 내겠소. 걸어서 지나가겠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소.”

20 에돔이 다시 말했다.

“안 된다.”

에돔이 많은 병사와 강한 손으로 나왔다.

21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돌아섰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다. 형제가 형제의 길을 막았다. 창세기의 오래된 갈등이 광야 길목에서 되살아났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공격하지 않았다.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았다. 수백 년 후 이 에돔은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 기뻐했고, 그 일이 오바댜서의 심판 선언이 된다.





아론의 죽음

2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 산(Mount Hor)에 이르렀다.

23 에돔 경계 근처 호르 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24 “아론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므리바 물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 · ㉸ 엘아자르)을 데리고 호르 산에 올라가라.

26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을 것이다.”

27 모세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들이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 산에 올라갔다.

28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왔다.

29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온 집이 30일 동안 아론을 위해 울었다.

세 남매 —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장에서 둘이 간다. 미리암은 장의 첫 줄에서 사라졌다. 아론은 산 꼭대기에서 옷을 벗고 누웠다. 옷이 아들에게 넘어갔다. 대제사장 직분이 엘르아살에게 이어지는 그 순간이 동시에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그저 내려왔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이 다시 움직인다. 길목에서 가나안 왕과 싸워 이기고, 불뱀에 물려 신음하고, 놋으로 만든 뱀을 올려다보며 살아남는다. 그리고 시혼과 옥, 두 왕이 차례로 쓰러진다.




민수기 21장 — 장대 위의 놋뱀


호르마의 승리

1 네겝 지방에 살던 가나안 사람 아랏(Arad)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2 이스라엘이 주님께 서원했다.

“만약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쳐부수겠습니다.”

3 주님이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가나안 사람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쳐부쉈다.

그 땅 이름을 호르마(Hormah)라 불렀다. ’완전한 파괴’라는 뜻이다.





불뱀

4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Red Sea) 길로 갔다. 백성의 마음이 길에서 지쳤다.

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변변치 못한 음식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만나를 가리켜 “변변치 못한 음식”이라 했다. 이 말이 심상치 않았다. 만나는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었다. 40년의 광야를 살려온 것이었다. 그것을 쓰레기라 부른 것이다.

6 주님이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셨다.

뱀들이 백성을 물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많이 죽었다.

7 백성이 모세에게 왔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과 당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해서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달라고 해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8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다.

이 장면은 수백 년 후 예수가 직접 인용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4-15). 십자가에 달리는 것의 예표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후일 이 놋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버렸다. 이름까지 붙었다 — 느후스단(Nehushtan).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부숴버린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놋뱀이었다(열왕기하 18:4). 하나님의 구원 도구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과정 — 본문은 경고하지 않는다. 그냥 기록할 뿐이다.





광야를 통과하다

10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오봇(Oboth)에 진을 쳤다.

11 오봇을 떠나 이예아바림(Iye-abarim), 모압 앞쪽 해 돋는 편 광야에 진을 쳤다.

12 거기서 출발하여 세렛(Zered) 골짜기에 진을 쳤다.

13 거기서 출발하여 아르논(Arnon) 강 건너편, 아모리인의 경계에서 시작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인 사이의 경계였다.

14 그래서 주님의 전쟁기에 이렇게 기록됐다.

“수바의 와헤브와 아르논 골짜기들,

15 아르 성읍 근처 골짜기의 비탈들, 모압 경계에 기댄 곳.”

16 거기서 브엘(Beer)로 갔다. 그것은 주님이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신 우물이었다.

17 그때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그것을 위하여 노래하라.

18 지도자들이 판 우물, 백성의 귀족들이 율법 수여자의 지팡이와 지팡이로 판 우물.”

광야에서 맛다나(Mattanah)로 갔다.

19 맛다나에서 나할리엘(Nahaliel)로, 나할리엘에서 바못(Bamoth)으로.

20 바못에서 모압(Moab) 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비스가(Pisgah) 꼭대기를 바라보는 광야 위쪽으로.





시혼을 이기다

2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왕 시혼(Sihon)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22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 경계를 다 지날 때까지 왕의 큰길로만 가겠습니다.”

23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시혼이 자기 온 백성을 모아 광야로 나와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야하스(Jahaz)에 왔다.

24 이스라엘이 칼로 시혼을 쳤다. 아르논에서 얍복까지 — 암몬 자손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했다. 암몬 자손의 경계는 강했기 때문이다.

25 이스라엘이 그 모든 성읍들을 취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 헤스본(Heshbon)과 그 딸린 모든 마을에 살았다.

26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성이었다. 시혼은 전에 모압 왕과 싸워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빼앗았다.

27 그러므로 속담을 짓는 자들이 말했다.

“헤스본으로 와라, 시혼의 성읍을 세우고 건설하라.

28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고 시혼의 성에서 화염이 나왔다. 모압의 아르를 삼켰고 아르논의 높은 곳 주인들을 삼켰다.

29 모압아, 너는 화를 당했다. 그모스의 백성들아, 너희는 망했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자로 내어줬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포로로 내어줬다.

30 그들의 자손은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쓰러졌다. 노바에 이르기까지, 메드바에 이르는 메데바까지.”

31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살았다.





옥을 이기다

32 모세가 야셀(Jazer)을 정탐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그 딸린 마을들을 빼앗고 거기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냈다.

33 그들이 돌이켜 바산(Bashan) 길로 올라갔다.

바산 왕 옥(Og)이 자기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에드레이(Edrei)에서 싸우려 했다.

34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하여라.”

35 이스라엘이 시혼에게 한 것처럼 옥을 쳤다 —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이 그의 땅을 차지했다.

시혼과 옥 — 이 두 이름은 이후 수십 번 반복된다. 이스라엘의 군사 역사에서 첫 번째 대규모 정복이었기 때문이다. 옥은 특히 거인족 르바임(Rephaim)의 마지막 생존자였다고 신명기 3장이 전한다. 그의 침대 크기가 9규빗(약 4미터)이었다고. 르바임은 가나안 원주민 중 신화적 크기로 묘사되던 집단이다. 실제 거대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사라진 전설적 종족에 대한 기억인지 — 본문은 구분하지 않는다.



다음 장 —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한 남자를 찾는다. 저주를 파는 예언자 — 발람.




민수기 22장 — 당나귀가 말한 날


발락의 공포

1 이스라엘 자손이 출발하여 모압(Moab)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

2 십볼(Zippor)의 아들 발락(Balak)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3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모압이 이스라엘 앞에서 떨었다.

4 모압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다.

“이제 이 무리가 우리 주변의 것을 다 핥아버릴 것이다. 소가 들판의 풀을 핥아 없애듯이.”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다.

5 그가 브올(Beor)의 아들 발람(Balaam · ㉸ 발라암)에게 전령들을 보냈다. 발람은 그의 백성의 땅, 강가의 브돌(Pethor)에 있었다.

“보라,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들이 온 땅을 덮었고 내 앞에 머물렀다.

6 오라.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 혹시 내가 그들을 칠 수 있을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지. 네가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발람 — 성경 밖에서도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다. 1967년 요르단 데이르 알라(Deir Alla) 발굴에서 BC 8세기의 비문이 발견됐다. 거기에 “브올의 아들 발람”이 신들로부터 계시를 받는 예언자로 등장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묘사된 인물과 정확히 같은 이름, 같은 출신이다.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명성을 누린 예언자였던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

7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손에 들고 떠났다.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했다.

8 발람이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자시오. 내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소.”

모압의 지도자들이 발람의 집에 머물렀다.

9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셨다.

“네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10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11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이 온 땅을 덮었으니 오라, 내게 그들을 저주하라,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몰아낼 수 있을까 했습니다.”

12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시오. 주님이 나에게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14 모압의 지도자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돌아가 말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부름

15 발락이 다시 더 많고 더 높은 지위의 지도자들을 보냈다.

16 그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게 해달라. 나에게 오라.

17 내가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네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다. 오라, 내게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

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은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없소.

19 그래도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 머무시오. 주님이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만 하여라.”





천사와 나귀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고 모압 지도자들과 함께 갔다.

22 하나님이 그가 가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 길에서 그를 막으려고 섰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종 둘이 그와 함께 있었다.

23 나귀가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쳤다.

24 주님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 — 양쪽에 담이 있는 곳에 서 있었다.

25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담에 몸을 바짝 붙였다. 발람의 발이 담에 눌렸다. 발람이 다시 쳤다.

26 주님의 천사가 더 좁은 곳으로 가서 섰다. 좌우로 비킬 길이 없었다.

27 나귀가 주님의 천사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다.

발람의 화가 터졌다. 지팡이로 나귀를 쳤다.

28 주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기에 나를 세 번씩이나 때렸습니까?”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다.

“네가 나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30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부터 오늘까지 당신이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말했다.

“없다.”

나귀가 말한다. 발람은 놀라지 않는다. 대화를 이어간다. 이것이 이 장면의 가장 이상한 지점이다. 동물이 갑자기 말을 하는데 그는 그저 말다툼을 계속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발람의 영적 둔감함의 표현으로 읽는다. 그는 그렇게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었는데 — 나귀조차 천사를 보는데 그는 보지 못했다. 나귀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그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예언자가 동물보다 영적으로 둔할 수 있다는 역설이다. 베드로후서 2:16은 이 사건을 인용하며 같은 맥락으로 말한다.





천사가 나타나다

31 그때 주님이 발람의 눈을 열었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발람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32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어째서 네 나귀를 세 번씩이나 쳤느냐? 보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온 것은 네 길이 내 앞에서 잘못됐기 때문이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 내 앞에서 비켰다. 만약 비키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34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눈에 나쁘게 보인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35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말하는 것만 말하여라.”

발람이 발락의 지도자들과 함께 갔다.





발락이 맞이하다

36 발락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맞이했다 — 아르논 끝에 있는 모압 경계 성읍까지.

37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내가 급히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요?”

38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왔소.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겠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것이오.”

39 발람이 발락과 함께 갔다. 기럇후솟(Kirjath-huzoth)에 이르렀다.

40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함께한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41 아침이 되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Bamoth-baal)에 올라갔다.

거기서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을 볼 수 있었다.

발락은 저주를 주문한다. 그러나 그가 데려온 예언자는 이미 입에 재갈이 물려 있다. “내가 하는 말만 하여라.” 다음 장, 발람의 입이 열린다 —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쏟아진다.



다음 장 — 발람이 세 번 예언한다. 세 번 모두 저주가 아니다. 발락이 분노한다. 발람이 뒤로 물러설 수 없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쥐고 있다.




민수기 23장 — 저주가 축복이 되다


첫 번째 예언

1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 개를 쌓고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시오.”

2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에 수소와 숫양을 드렸다.

3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시오. 나는 가겠소. 혹시 주님이 나와 만나주실지. 그가 내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전하겠소.”

발람이 민둥산으로 갔다.

4 하나님이 발람에게 만나주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제단 일곱 개를 쌓았고 각 제단에 수소와 숫양을 드렸습니다.”

5 주님이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여라.”

6 발람이 돌아왔다. 발락이 모압의 모든 지도자와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7 발람이 예언을 말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데려왔고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불렀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라’고.

8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주님이 분노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분노하겠는가?

9 내가 바위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그들을 바라본다.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고 열방 중에 섞이지 않을 것이다.

10 야곱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의 사분의 일도. 내가 의인으로서 죽고 내 마지막이 그들의 마지막 같기를.”

11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요?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당신은 그들을 복 주었소!”

12 발람이 대답했다.

“주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것만 내가 말해야 하지 않겠소?”





두 번째 예언

13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시오. 거기서 그들을 보면 — 그들을 다 볼 수는 없고 끝 부분만 보이는 곳에서 — 거기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시오.”

14 발락이 발람을 비스가(Pisgah) 꼭대기 소빔(Zophim) 들판으로 데려갔다. 제단 일곱 개를 쌓고 각 제단에 수소와 숫양을 드렸다.

15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번제물 곁에 서 계시오. 나는 저기서 주님을 만나겠소.”

16 주님이 발람에게 만나주셨다.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발락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여라.”

17 발람이 발락에게 왔다. 발락이 모압의 지도자들과 함께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물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8 발람이 예언을 말했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십볼의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는가?

20 보라, 내가 복을 선언하도록 받았다. 그가 복을 주셨으니 내가 돌이킬 수 없다.

21 야곱 중에 재앙을 발견하지 못하겠고 이스라엘 가운데 고통을 보지 못하겠다.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왕의 외침이 그들 중에 있다.

22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그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다.

23 야곱을 대적하는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복술이 없다.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것이다.

24 보라,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수사자처럼 들어올린다. 먹이를 먹고 죽인 피를 마시기 전까지는 눕지 않는다.”

25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저주하지 않아도 되니 복도 주지 마시오.”

26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해야 한다고.”





세 번째 자리

27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다.

“오라, 내가 다른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겠소. 혹시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여서 거기서 내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을지도 모르오.”

28 발락이 발람을 광야를 바라보는 브올(Peor) 꼭대기로 데려갔다.

29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여기에 제단 일곱 개를 쌓고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시오.”

30 발락이 발람이 말한 대로 했다. 각 제단에 수소와 숫양을 드렸다.

발락은 세 번 시도한다.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그러나 발람의 입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발람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해야 한다.” 그는 발락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선택이 없음을 알고 있다. 돈을 받았고, 명령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의 입은 자기 것이 아니다.



다음 장 — 발람이 이제 다르게 움직인다. 점을 치지 않고 그냥 광야를 바라본다. 그의 눈이 열린다. 가장 강렬한 예언이 쏟아진다 —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민수기 24장 — 한 별이 야곱에게서


세 번째 예언

1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전처럼 점을 치러 가지 않고 광야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2 발람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진 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3 발람이 예언을 말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자의 말,

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의 말, 엎드러지면서 눈이 열리는 자의 말.

5 야곱아, 네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아,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6 강가의 골짜기처럼 펼쳐졌고 나무들처럼, 주님이 심으신 백향목처럼,

7 물이 그 통에서 흘러나고 그 씨앗이 많은 물가에 자란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아지고 그의 나라가 높이 올라간다.

8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의 뿔 같은 힘이 있다. 그는 자기를 치는 이방 나라들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부수며 그들의 화살로 찌른다.

9 그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수사자처럼 누웠다. 누가 감히 일으키겠는가? 너를 복주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0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냈다. 손을 탁탁 쳤다.

“내가 당신을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불렀소. 그런데 당신은 세 번이나 오히려 복을 주었소.

11 이제 네 자리로 돌아가시오.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주님이 당신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막았소.”

12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령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13 발락이 은금으로 가득 찬 자기 집을 내게 준다 해도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말하겠다고.

14 이제 내가 내 백성에게로 가겠소. 그러나 가기 전에 — 이 백성이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말해드리겠소.”





마지막 예언 — 한 별이 나온다

15 발람이 예언을 말했다.

“브올의 아들 발람의 말, 눈을 감았다가 뜨는 자의 말,

16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의 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의 말, 엎드러지면서 눈이 열리는 자의 말.

17 내가 그를 본다 —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본다 — 가까이 있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겠고 한 홀(笏)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겠다. 그것이 모압의 이마를 치고 셋의 모든 아들들을 쳐부수겠다.

18 에돔은 소유가 되고 그의 원수들인 에돔도 소유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은 힘차게 행할 것이다.

19 야곱에게서 한 사람이 나와 다스릴 것이고 성읍에서 남은 자들을 멸할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 이 구절은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예언 중 하나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으로 읽는다. 마태복음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온 이야기와 연결되기도 한다. 유대교에서는 2세기 반로마 혁명 지도자 시몬 바르 코크바(Simon Bar Kokhba, 132-135 AD)가 이 구절의 성취로 여겨지기도 했다. 바르 코크바는 “별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쿰란 공동체(사해 사본 집단)도 이 구절을 마지막 때의 메시아적 전사와 연결지었다. 이방인 예언자 발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 수천 년에 걸쳐 그렇게 살아남았다.





마지막 예언들

20 발람이 아말렉(Amalek)을 보고 예언했다.

“아말렉은 이방 나라 중 으뜸이었으나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21 겐 족속(Kenite)을 보고 예언했다.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둥지가 바위 위에 있구나.

22 그러나 겐은 사라질 것이니 언제까지 아수르(Asshur)가 너를 사로잡겠는가?”

23 발람이 다시 예언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누가 살겠는가?

24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오고 아수르를 괴롭히고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 멸망할 것이다.”

25 발람이 일어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발락도 자기 길을 갔다.

발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31장에서 다시 나타난다 — 이번엔 이스라엘의 손에 죽는다. 그 사이에 25장의 바알브올 사건이 있다. 발람이 그 사건의 배후였다는 암시가 본문 안에 있고(31:16), 계시록 2:14도 발람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유인한 인물로 지목한다. 그는 저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다.



다음 장 — 발람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재앙이 시작된다.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다. 한 사람의 단호한 행동이 재앙을 멈춘다.




민수기 25장 — 비느하스의 창


바알브올 사건

1 이스라엘이 싯딤(Shittim)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백성이 모압(Moab)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다.

2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초청했다.

백성이 먹고, 그 신들에게 절했다.

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Baal of Peor)에 붙었다.

주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타올랐다.

4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잡아 주님 앞에 햇빛 아래 매달아라. 그래야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설 것이다.”

5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각자 바알브올에 붙은 자기 백성을 죽여라.”





비느하스가 나서다

6 그때였다.

이스라엘 자손 중 한 남자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왔다.

7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 · ㉸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았다.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천막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을 꿰뚫었다 —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 그 배를.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멈췄다.

9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는 24,000명이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인 단락 중 하나다. 그는 재판도 없이, 명령도 없이 두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비상한 상황에서의 예외적 행위로 본다 — 규범이 아니라 특수한 한 사건. 어떤 이들은 여기서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 결단의 신학을 읽는다. 어떤 이들은 이 단락이 이후 역사에서 종교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경고로 읽는다. 본문은 판단을 독자에게 맡긴다. 다만 결과는 — 전염병이 멈췄다.





영원한 제사장 언약

10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1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지 않게 했다.

12 그러므로 말하여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 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기 때문이다.”

14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 그는 살루(Salu)의 아들, 시므리(Zimri)였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

15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 — 그녀는 수르(Zur)의 딸 고스비(Cozbi)였다. 수르는 미디안 족속의 어느 가문의 수장이었다.





미디안과의 전쟁 예고

1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 “미디안을 괴롭혀라. 그들을 쳐라.

18 그들이 고스비를 통해 속임수로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브올 사건 날과, 미디안 지도자의 딸, 그 전염병 날에 죽임을 당한 고스비 때문이다.”

미디안 — 이 이름이 복잡하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다. 모세는 미디안에서 피신해 살았고 미디안 여인 십보라를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여기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유혹한 원수가 된다. 성경은 미디안을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는다. 어느 미디안이냐에 따라 동맹이기도 하고 적이기도 하다. 31장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다음 장 — 전염병 이후 이스라엘을 다시 센다.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사라졌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서 있다.




민수기 26장 — 새로운 세대를 세다


두 번째 인구조사 명령

1 전염병이 지난 후에 주님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 20세 이상,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조상의 집안별로 조사하여라.”

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Jordan) 강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말했다.

4 “20세 이상. 주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이스라엘 자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장과 26장 — 민수기의 두 인구조사가 이 책을 구조적으로 나눈다. 첫 인구조사는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할 때였다.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 직전이다. 그 사이 40년. 같은 명단이지만 사람들이 다르다.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제 세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새 세대다.





지파별 인구

5 르우벤(Reuben) 자손.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들 — 하녹에게서 하녹 가족, 팔루에게서 팔루 가족, 헤스론에게서 헤스론 가족, 갈미에게서 갈미 가족.

6 이들이 르우벤의 각 가족이다. 합계 43,730명.

7 팔루의 아들들 중 엘리압. 엘리압의 아들들 중 느무엘, 다단(Dathan), 아비람(Abiram).

8 이 다단과 아비람은 — 회중의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다. 고라의 무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주님을 거슬러 다투었던 자들.

9 10 땅이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켰을 때 그 무리가 죽었다. 250명이 불에 삼켜져 경고가 됐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 산 자들의 명단 안에 기록됐다. 새 세대를 세는 목록 안에 — 광야에서 심판으로 죽은 자들의 이름이 들어 있다. 기억의 방식이다.

11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12 시므온(Simeon) 자손. 가족별.

느무엘 가족, 야민 가족, 야긴 가족, 13 세라 가족, 사울 가족.

14 이것이 시므온 각 가족이다. 22,200명.

15 갓(Gad) 자손.

스본 가족, 학기 가족, 수니 가족, 16 오스니 가족, 에리 가족, 17 아롯 가족, 아렐리 가족.

18 이것이 갓 자손의 각 가족이다. 40,500명.

19 유다(Judah) 자손 —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20 유다 자손.

셀라 가족, 베레스 가족, 세라 가족.

21 베레스의 아들들 — 헤스론 가족, 하물 가족.

22 이것이 유다의 각 가족이다. 76,500명.

23 잇사갈(Issachar) 자손.

돌라 가족, 부아 가족, 24 야숩 가족, 시므론 가족.

25 이것이 잇사갈의 각 가족이다. 64,300명.

26 스불론(Zebulun) 자손.

세렛 가족, 엘론 가족, 얄르엘 가족.

27 이것이 스불론의 각 가족이다. 60,500명.

28 요셉(Joseph) 자손 —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서.

29 므낫세(Manasseh) 자손.

마길에게서 마길 가족. 마길이 길르앗(Gilead)을 낳았다. 길르앗에게서 길르앗 가족.

30 길르앗의 아들들 — 이에셀 가족, 헬렉 가족, 31 아스리엘 가족, 세겜 가족, 32 스미다 가족, 헤벨 가족.

33 슬로브핫(Zelophehad · ㉸ 츨로프핫)은 헤벨의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다. 이름은 말라(Mahlah), 노아(Noah), 호글라(Hoglah), 밀가(Milcah), 디르사(Tirzah).

34 이것이 므낫세 각 가족이다. 52,700명.

35 에브라임(Ephraim) 자손.

수델라 가족, 베겔(Becher) 가족, 다한 가족.

36 수델라의 아들들 — 에란 가족.

37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각 가족이다. 32,500명.

이것이 요셉 자손 각 가족이다.

38 베냐민(Benjamin) 자손.

벨라 가족, 아스벨 가족, 아히람 가족, 39 스부밤 가족, 후밤 가족.

40 벨라의 아들들 — 아릇과 나아만에게서. 아릇 가족, 나아만 가족.

41 이것이 베냐민 자손 각 가족이다. 45,600명.

42 단(Dan) 자손.

수함 가족. 이것이 단의 각 가족이다. 64,400명.

43 아셀(Asher) 자손.

임나 가족, 이스위 가족, 브리아 가족.

44 브리아의 아들들 — 헤벨 가족, 말기엘 가족.

45 아셀의 딸 이름은 세라(Serah).

46 이것이 아셀 자손 각 가족이다. 53,400명.

47 납달리(Naphtali) 자손.

야셀 가족, 구니 가족, 48 예셀 가족, 실렘 가족.

49 이것이 납달리 각 가족이다. 45,400명.





총계

50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중 조사된 자들이다. 601,730명.

5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2 “이 사람들에게 이름의 수를 따라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53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줄 것이다. 각자 그 수에 따라 기업이 주어질 것이다.

54 그러나 제비 뽑기로 나눌 것이다. 조상 지파의 이름에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다.

55 제비 뽑기로 그 기업을 나눌 것이다.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그 기업을 제비로 나눌 것이다.”





레위인 조사

57 레위인의 수.

게르손 가족, 고핫 가족, 므라리 가족.

58 레위 가족들 — 립니 가족, 헤브론 가족, 말리 가족, 무시 가족, 고라 가족.

고핫이 아므람(Amram)을 낳았다.

59 아므람의 아내 이름은 요게벳(Jochebed).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태어난 레위의 딸이었다. 그녀가 아므람에게서 아론(Aaron)과 모세(Moses)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Miriam)을 낳았다.

60 아론에게서 나답(Nadab), 아비후(Abihu), 엘르아살, 이다말(Ithamar)이 태어났다.

61 나답과 아비후는 주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었다.

62 레위인의 조사된 자는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23,000명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세지 않았다.





광야 1세대는 모두 사라졌다

63 이것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조사한 자들이다.

64 이들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나이(Sinai)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조사할 때 센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65 주님이 그들에 대해 “그들은 광야에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Jephunneh)의 아들 갈렙(Caleb)과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 이 두 사람 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숫자 뒤에 이 한 문장이 있다. 601,730명 — 하지만 40년 전에 셌던 사람들은 이 명단에 없다. 갈렙과 여호수아, 딱 두 사람만 살아서 다시 세어지고 있다. 출발점에 있던 사람들이 목적지를 보지 못했다. 지금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다. 이집트를 본 적 없는 세대, 홍해를 건너본 적 없는 세대가 이제 가나안 앞에 서 있다.



다음 장 — 이 명단 안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이 앞으로 나선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습니까?”




민수기 27장 — 다섯 딸과 후계자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서다

1 므낫세(Manasseh) 자손에게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Zelophehad · ㉸ 츨로프핫)의 딸들이 나왔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Mahlah), 노아(Noah), 호글라(Hoglah), 밀가(Milcah), 디르사(Tirzah).

2 그들이 회막 문 앞에 섰다 —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3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거슬러 모인 고라(Korah)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었습니다.

4 아들이 없다고 해서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가족에게서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5 모세가 그들의 송사를 주님 앞에 가져갔다.

이 다섯 딸들의 이름이 두 번 나온다 — 26장에서 한 번, 27장에서 다시. 본문이 의도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방식이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 상속법에서 딸은 아들이 없을 경우에도 직접 상속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단지 자기 몫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기업에서 사라지는 것에 맞섰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른 여성 상속권 인정 사례다.





하나님의 판결

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 “슬로브핫의 딸들이 말하는 것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기업을 줄 것이다.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넘길 것이다.

9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다.

10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다.

11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가족 중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줄 것이다. 그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이 명하신 법적 규례다.”

다섯 딸의 소송이 법이 됐다. 이스라엘 상속법이 여기서 바뀌었다. 아들이 없을 경우 딸이 기업을 받는다 —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다. 36장에서 이 이야기는 한 번 더 이어진다.





모세의 마지막을 준비하다

12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바림(Abarim)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 그것을 본 뒤에 너도 네 형 아론이 돌아갔듯이 네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14 신 광야에서 회중이 다투었을 때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물 앞에서 그들의 눈에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것이 므리바(Meribah) 물이었다 — 가데스, 신 광야에서.

15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16 “주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이여,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17 그들 앞에 나가고 들어오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끌어 들이는 자를.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 같이 되지 않도록.”

모세가 자기 죽음보다 먼저 물은 것 — 계승자였다. 자기 자리가 아니라 백성의 안전. “목자 없는 양 같지 않도록” — 이 말이 수백 년 후 예수의 입에서도 나온다(마태복음 9:36).





여호수아 임명

18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 그 안에 영이 있는 자 — 를 데려다가 네 손을 그에게 얹어라.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 앞과 온 회중 앞에 세워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명령을 주어라.

20 네 권위를 그에게 넘겨주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를 순종할 것이다.

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해 우림(Urim)으로 주님 앞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의 명령에 따라 나가고 그의 명령에 따라 들어올 것이다 — 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22 모세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과 온 회중 앞에 세웠다.

23 그에게 손을 얹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명령을 주었다.

손을 얹는 행위 — 히브리어로 ‘스미카(semikhah)’. 권위의 전수. 이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다. 모세는 아직 살아 있다. 하지만 지팡이는 이미 건네졌다.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에서 모세는 고별 연설을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다. 이 손을 얹는 장면이 그 긴 이야기의 전환점이다.



다음 장 — 정기 제사의 규례. 매일, 매주, 매달, 절기마다 드리는 제물들. 숫자와 종류가 상세하게 이어진다.




민수기 28장 — 날마다 드리는 제사


제물의 규례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내 음식, 내 화제, 내 향기로운 것을 — 정해진 시간에 나에게 드리도록 주의하라 하여라.”

3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주님께 화제로 드릴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

3 매일 드리는 번제 —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두 마리.

4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5 십분의 일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찧은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어 소제로.

6 시나이 산에서 제정된 영원한 번제로,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다.

7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사분의 일 힌이다. 성소에서 강한 술로 주님께 전제를 드릴 것이다.

8 저녁의 어린 양 한 마리도 아침의 소제와 그 전제처럼 할 것이다 —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 규례는 수천 년 동안 성전과 회당에서 이어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 파괴된 후 — 실제 제사는 사라졌다. 유대교는 이 제사를 기도로 대체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구조가 여기서 왔다.





안식일 제사

9 안식일에는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두 마리와 십분의 이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다.

10 이것이 안식일마다의 번제다 — 매일의 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월 초 제사

11 매월 초하루에 주님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수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 — 모두 흠 없는 것으로.

12 각 수소에는 십분의 삼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각 숫양에는 십분의 이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13 각 어린 양에는 십분의 일 에바의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이것이 번제요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다.

14 그것들의 전제는 수소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힌, 숫양에는 삼분의 일 힌, 어린 양에는 사분의 일 힌이다. 이것이 한 해 내내 매월 초하루의 번제다.

15 매일의 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주님께 드릴 것이다.





유월절

16 첫째 달 14일은 주님의 유월절이다.

17 그 달 15일은 절기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다.

18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9 주님께 화제로 번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 — 모두 흠 없는 것으로.

20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 각 수소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에 십분의 이,

21 일곱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22 너희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

23 이것들을 아침의 매일 번제 외에 드릴 것이다.

24 7일 동안 매일 이렇게 주님께 향기로운 화제인 음식을 드릴 것이다. 매일의 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다.

25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초실절 (맥추절)

26 첫 열매의 날 — 너희가 주님께 새 소제를 드릴 때, 칠칠절이 되면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27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다 — 수소 두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

28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 각 수소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에 십분의 이,

29 일곱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30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숫염소 한 마리.

31 매일 번제와 그 소제 외에 드릴 것이다 — 흠 없는 것들과 그 전제들.

제사의 달력 — 이것은 단순한 의례 목록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구조 자체다. 하루, 한 주, 한 달, 각 절기마다 정해진 리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달력은 수천 년을 살아남아 현재의 유대교 절기력과 기독교 예배력의 뼈대가 됐다.



다음 장 — 절기 규례가 계속된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한 해 중 가장 무게 있는 절기들이 이어진다.




민수기 29장 —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나팔절 — 일곱째 달 1일

1 일곱째 달 1일에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날은 나팔을 불어 알리는 날이다.

2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

3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 수소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에 십분의 이,

4 일곱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5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6 이것은 매월 초하루의 번제와 그 소제, 매일의 번제와 그 소제, 그 전제들 외에 — 규례에 따라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

일곱째 달 — 현재 유대력의 티슈리(Tishri) 월, 대략 9~10월. 나팔절은 지금의 로쉬 하샤나(Rosh Hashana), 유대 새해다. 쇼파르(양각 나팔)를 부는 이 절기는 오늘날까지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날 중 하나다.





속죄일 — 일곱째 달 10일

7 일곱째 달 10일에도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너희 자신을 괴롭히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8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일 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

9 소제는 — 수소에 십분의 삼 에바, 숫양에 십분의 이,

10 일곱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11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 이것은 속죄의 속죄제와 매일의 번제 및 그 소제와 전제들 외에다.

속죄일 — 욤 키푸르(Yom Kippur). “너희 자신을 괴롭히라”는 말은 금식을 가리킨다. 유대력에서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날이다. 레위기 16장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의식이 상세히 기록됐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 속죄일 의식의 완성으로 해석한다.





초막절 — 일곱째 달 15일

12 일곱째 달 15일에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주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13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 화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13마리, 숫양 두 마리,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 모두 흠 없는 것으로.

14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 13마리 수소 각각에 십분의 삼 에바, 두 숫양 각각에 십분의 이,

15 14마리 어린 양 각각에 십분의 일 에바.

16 속죄제로 숫염소 한 마리. 매일 번제와 그 소제 외에.

17 둘째 날 — 수소 열두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18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19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매일 번제와 그 소제, 전제 외에.

20 셋째 날 — 수소 열한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21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22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23 넷째 날 — 수소 열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24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25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26 다섯째 날 — 수소 아홉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27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28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29 여섯째 날 — 수소 여덟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30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31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32 일곱째 날 — 수소 일곱 마리, 숫양 두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14마리.

33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34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소의 숫자가 13에서 7까지 날마다 하나씩 줄어든다. 7일 동안의 총합은 70마리. 후대 랍비들은 이 70마리가 이방 70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자기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행위라는 신학이다.





여덟째 날

35 여덟째 날에 엄숙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36 주님께 향기로운 번제, 화제를 드릴 것이다 — 수소 한 마리, 숫양 한 마리,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일곱 마리.

37 수소, 숫양, 어린 양을 위해 그 수에 따라 소제와 전제를.

38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매일 번제와 그 소제, 전제 외에.

여덟째 날 — 히브리어로 슈미니 아체렛(Shemini Atzeret). “거두어들임의 여덟째 날”이라는 뜻이다. 7일의 초막절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이는 날. 오늘날 유대교에서 이날은 심하트 토라(Simchat Torah, 토라 기쁨의 날)와 함께 지켜진다. 1년 동안의 토라 읽기가 끝나고 다시 창세기 첫 장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마무리

39 이것이 너희 절기에 주님께 드릴 것들이다 —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 외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로 드릴 것들이다.

40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 말했다.

28장과 29장을 합치면 이스라엘의 성력(聖曆) 전체가 제물로 빽빽하게 채워진다.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일곱 번의 절기. 이 달력은 단순한 종교 일정이 아니었다. 시간 자체를 성스럽게 구조화하는 방식이었다. 땅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 이 시간의 리듬은 살아남았다.



다음 장 — 서원에 관한 규례. 말로 한 약속의 무게와 취소 가능성.




민수기 30장 — 서원의 무게


남자의 서원

1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이다.

2 사람이 주님께 서원하거나 금하기로 맹세하면 — 그 말을 어기지 말 것이다. 자기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이다.

서원(誓願) — 히브리어로 네데르(neder).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다. 금식을 하겠다, 어떤 것을 드리겠다, 어떤 것을 삼가겠다 — 이런 식의 서원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이었다. 이 장은 그 서원이 어떻게 구속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딸의 서원

3 어린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님께 서원하거나 자기를 금한다면 —

4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맹세를 듣고 잠잠하면 — 그 서원은 효력이 있다. 맹세도 효력이 있다.

5 그러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 막으면 — 그 서원과 맹세는 효력이 없다.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신다. 아버지가 막았기 때문이다.





기혼 여성의 서원

6 그녀가 서원이나 경솔한 맹세를 하고 남편에게 시집간다면 —

7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 잠잠하면 — 그 서원은 효력이 있다. 맹세도 효력이 있다.

8 남편이 듣는 날 막으면 — 그 서원과 맹세는 효력이 없다.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신다.

9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과 맹세는 — 그녀에게 효력이 있다.

10 남편의 집에 있을 때 서원하거나 맹세로 자기를 금했다면 —

11 남편이 듣고 잠잠하면 — 그 서원은 효력이 있다.

12 남편이 듣는 날 완전히 무효로 하면 — 주님이 그녀를 용서하신다.

13 남편이 그것을 확인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14 남편이 듣고 잠잠하면 — 그는 그 모든 서원을 확인한 것이다.

15 들은 날 잠잠하다가 나중에 무효로 하면 — 그가 그녀의 죄를 짊어진다.

16 이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 — 아버지 집에서 어릴 때에 관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다.

이 장은 현대 독자에게 불편하다. 딸과 아내의 서원이 아버지와 남편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반영한다. 그러나 이 규례 안에도 한 가지가 있다 — 남자가 서원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자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15절). 무책임한 취소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무도 서원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이 모든 경우에 관통한다.



다음 장 — 미디안을 친다. 발람이 다시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31장 — 미디안 전쟁


전쟁 명령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 후에 너는 네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3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미디안을 치기 위해 너희 중에서 사람들을 무장시켜라 — 주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려고.”

4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천 명씩, 12,000명을 전쟁에 보냈다.

5 이스라엘 천 명씩이 — 지파마다 12,000명이 전쟁에 무장하여 나갔다.

6 모세가 지파마다 천 명씩 전쟁에 보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와 함께 — 그의 손에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 나팔을 들려서.





전쟁의 결과

7 그들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쳤다.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8 죽인 자들 중에 미디안의 다섯 왕이 있었다 — 에위(Evi), 레겜(Rekem), 수르(Zur), 후르(Hur), 레바(Reba). 이렇게 다섯 명.

그리고 브올(Beor)의 아들 발람(Balaam)도 칼로 죽였다.

발람이 여기서 죽는다. 24장에서 발락에게 저주를 거절하고 돌아갔던 그 사람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가 미디안 전쟁에서 죽는가? 31:16이 답을 준다 — 발람이 조언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 사건에서 주님 앞에 배신하게 했다는 것이다.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다른 방법을 가르쳤다. 모압 여인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한 것이 발람의 아이디어였다는 암시다. 그의 최후는 전쟁터에서다.

9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았다. 미디안의 모든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빼앗았다.

10 그들이 사는 모든 성읍과 모든 진영을 불태웠다.

11 빼앗은 것 — 사람이든 짐승이든 — 모든 노획물과 전리품을 가지고 왔다.

12 포로와 전리품과 노획물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가져왔다 —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모세의 분노

1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서 맞이하러 나갔다.

14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온 군대 지도자들 —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화를 냈다.

15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16 바로 이들이 브올 사건에서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배신하게 한 자들이다. 그래서 주님의 회중에 전염병이 왔다.

17 이제 아이들 중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와 동침한 여자도 다 죽여라.

18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아이는 너희를 위해 살려두어라.”

이 단락은 성경에서 가장 읽기 불편한 구절 중 하나다. 전쟁 포로에 대한 이 명령을 오늘의 도덕 기준으로 그대로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대 전쟁의 논리와 오늘의 인권 기준 사이의 간격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성경은 이것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이 본문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는 독자와 신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획물 분배

19 “너희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라. 사람을 죽인 자와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모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20 모든 옷과 가죽 제품과 염소 털로 만든 것과 나무 그릇을 다 정결하게 하여라.

21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서 돌아온 전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법적 규례다.

22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 —

23 불에 견디는 모든 것은 불로 통과시켜 정결하게 하여라. 또한 정결수로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통과시켜라.

24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라. 그러면 정결해진다.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

25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6 “너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조상 집 지도자들이 — 잡은 것들의 수를 세어라 — 사람이든 짐승이든.

27 그것을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과 온 회중 사이에 반반씩 나누어라.

28 전쟁에 나간 전사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주님께 드릴 것이다 — 사람, 소, 나귀, 양 500마리 중 하나씩.

29 그것을 전사들의 절반에서 가져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라.

30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에서는 — 사람, 소, 나귀, 양 50마리 중 하나씩 가져다 주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3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32 전사들이 빼앗은 것 외에 남은 노획물 — 양 675,000마리,

33 소 72,000마리,

34 나귀 61,000마리,

35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 32,000명.





지도자들의 봉헌

48 군대 지도자들 —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왔다.

49 “당신의 종들이 우리 손에 있는 전사들의 수를 조사했더니 한 명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50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금 제품들 — 팔찌, 팔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 —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죄하기 위해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51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모든 세공된 금을 받았다.

52 모든 금 —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의 합계는 16,750세겔이었다.

53 전사들은 각자를 위해 빼앗았다.

54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서 금을 받아 회막으로 가져갔다 —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앞에 기념이 되도록.

전사들이 전멸에서 살아남은 것을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금을 드렸다. 전쟁 자체가 이 장의 주제지만 — 장의 마지막은 생존에 대한 감사로 끝난다.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



다음 장 —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이 요단 동편에 눌러앉겠다고 청원한다. 모세가 분노한다. 그리고 조건부로 허락한다.




민수기 32장 — 요단 동편에 머물겠습니다


르우벤과 갓의 청원

1 르우벤(Reuben) 자손과 갓(Gad) 자손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다.

그들이 야셀(Jazer) 땅과 길르앗(Gilead) 땅을 보니 —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이었다.

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다.

3 “아다롯(Ataroth), 디본(Dibon), 야셀, 니므라(Nimrah), 헤스본(Heshbon), 엘르알레(Elealeh), 스밤(Sebam), 느보(Nebo), 브온(Beon) —

4 주님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친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곳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가축이 있습니다.”

5 “우리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를 요단 강을 건너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분노

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너희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겠다는 거냐?

7 왜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꺾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8 너희 조상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도 이렇게 했다.

9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꺾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10 그날 주님이 분노하여 맹세하셨다.

11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중 20세 이상 된 자들은 —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예외다.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

13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셨다. 주님의 눈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다 사라질 때까지.

14 보라, 너희는 죄 많은 사람들의 자손으로 일어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15 너희가 그를 떠나면 그가 이 백성을 또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다. 너희가 온 이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조건부 합의

16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와서 말했다.

“우리는 이 곳에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고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지을 것입니다.

17 그리고 우리는 빨리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갈 것입니다 — 그들을 그 자리로 이끌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여기 성읍들에 안전하게 살다가

18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19 우리는 요단 강 건너편 그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요단 이쪽 동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20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한다면 — 주님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21 무장한 자가 다 주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 원수들을 쫓아내고

22 주님 앞에서 그 땅이 복종하게 되어 그 후에 돌아온다면 — 너희는 주님과 이스라엘 앞에 죄가 없을 것이다. 이 땅이 주님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23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24 너희 아이들을 위해 성읍을 짓고 양 떼를 위해 우리를 지어라. 네 입에서 나온 것을 행하라.”





지파들의 정착

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26 우리 아이들, 아내들, 가축,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성읍들에 있겠습니다.

27 당신의 종들은 다 — 주님 앞에서 전쟁을 위해 무장하고 건너가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28 모세가 그들에 관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조상들의 지도자들에게 명했다.

29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각자 전쟁에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 주님 앞에서 건너가면 — 그 땅이 복종하게 되거든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주어라.

30 그들이 건너가지 않고 무장하지 않으면 — 너희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야 할 것이다.”

31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했다.

“주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32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장하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의 기업 소유는 요단 이쪽 동편에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 절반 지파

33 모세가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요셉의 아들 므낫세(Manasseh) 지파의 절반에게 주었다 —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 — 그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

34 갓 자손이 디본, 아다롯, 아로엘을 지었다.

35 아드롯소반, 야셀, 욕브하,

36 벧니므라, 벧하란 — 견고한 성읍들과 양 우리들을.

37 르우벤 자손이 헤스본, 엘르알레, 기럇다임을 지었다.

38 느보, 바알므온 — 그 이름을 바꾸고 — 과 십마를. 그들이 지은 성읍들의 이름을 바꿔 불렀다.

39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거기 있던 아모리인을 쫓아냈다.

40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다. 그가 거기 살았다.

41 므낫세의 아들 야일(Jair)이 나아가 그들의 마을들을 점령하고 하봇야일(Havvoth-jair)이라 불렀다.

42 노바(Nobah)가 나아가 그낫(Kenath)과 그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 노바라 불렀다.

세 지파 —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이들이 요단 동편에 정착한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함께 싸우고 나서 이쪽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이다. 여호수아서 22장에서 이 약속이 지켜진다 — 그들은 실제로 서쪽 전투에 참여하고 돌아온다. 그때 쌓은 제단 때문에 큰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만.



다음 장 — 40년 광야 여정의 회고. 이집트에서 모압 평지까지 42개 야영지 명단이 펼쳐진다.




민수기 33장 — 42개 야영지


여정을 기록하다

1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무리를 지어 나간 여정이다.

2 모세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여정의 출발지들을 기록했다.

42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42번 진을 치고 이동했다. 이 목록은 단순한 지명 열거가 아니다. 40년의 압축이다. 어떤 이름에는 이야기가 있다 — 거기서 죽었고, 거기서 반란이 있었고, 거기서 물이 없었다. 이름만 남았지만 그 이름들이 기억을 붙잡는다.





이집트에서 출발

3 첫째 달 15일에 라암셋(Rameses)에서 출발했다.

유월절 다음 날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당당하게 나갔다.

4 이집트인들은 주님이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 지내고 있었다. 주님이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던 것이다.

5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출발하여 숙곳(Succoth)에 진을 쳤다.

6 숙곳에서 출발하여 광야 끝 에담(Etham)에 진을 쳤다.

7 에담에서 출발하여 비하히롯(Pi-hahiroth)으로 돌아갔다 — 바알스본 맞은편. 막돌(Migdol) 앞에 진을 쳤다.

8 비하히롯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건넜다 — 광야로. 에담 광야에서 3일 길을 가 마라(Marah)에 진을 쳤다.

9 마라에서 출발하여 엘림(Elim)에 이르렀다. 엘림에는 물 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거기에 진을 쳤다.

10 엘림에서 출발하여 홍해(Red Sea)가에 진을 쳤다.

11 홍해를 출발하여 신(Sin) 광야에 진을 쳤다.

12 신 광야에서 출발하여 돕가(Dophkah)에 진을 쳤다.

13 돕가에서 출발하여 알루스(Alush)에 진을 쳤다.

14 알루스에서 출발하여 르비딤(Rephidim)에 진을 쳤다 —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15 르비딤에서 출발하여 시나이(Sinai) 광야에 진을 쳤다.

16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기브롯핫다아와(Kibroth-hattaavah)에 진을 쳤다.

기브롯핫다아와 —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었던 곳. 메추라기가 왔다. 그리고 고기를 탐하던 자들이 죽었다(민수기 11장). 이름이 그날의 사건을 담고 있다.

17 기브롯핫다아와에서 출발하여 하세롯(Hazeroth)에 진을 쳤다.

18 하세롯에서 출발하여 릿마(Rithmah)에 진을 쳤다.

19 릿마에서 출발하여 림몬베레스(Rimmon-perez)에 진을 쳤다.

20 림몬베레스에서 출발하여 립나(Libnah)에 진을 쳤다.

21 립나에서 출발하여 릿사(Rissah)에 진을 쳤다.

22 릿사에서 출발하여 그헬라다(Kehelathah)에 진을 쳤다.

23 그헬라다에서 출발하여 세벨 산(Mount Shepher)에 진을 쳤다.

24 세벨 산에서 출발하여 하라다(Haradah)에 진을 쳤다.

25 하라다에서 출발하여 막헬롯(Makheloth)에 진을 쳤다.

26 막헬롯에서 출발하여 다핫(Tahath)에 진을 쳤다.

27 다핫에서 출발하여 데라(Terah)에 진을 쳤다.

28 데라에서 출발하여 밋가(Mithkah)에 진을 쳤다.

29 밋가에서 출발하여 하스모나(Hashmonah)에 진을 쳤다.

30 하스모나에서 출발하여 모세롯(Moseroth)에 진을 쳤다.

31 모세롯에서 출발하여 브네야아간(Bene-jaakan)에 진을 쳤다.

32 브네야아간에서 출발하여 홀학깃갓(Hor-haggidgad)에 진을 쳤다.

33 홀학깃갓에서 출발하여 욧바다(Jotbathah)에 진을 쳤다.

34 욧바다에서 출발하여 아브로나(Abronah)에 진을 쳤다.

35 아브로나에서 출발하여 에시온게벨(Ezion-geber)에 진을 쳤다.

36 에시온게벨에서 출발하여 신(Zin) 광야 가데스에 진을 쳤다.

37 가데스에서 출발하여 에돔 경계 끝 호르 산(Mount Hor)에 진을 쳤다.





아론의 죽음을 기록하다

38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다.

39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을 때 나이가 123세였다.

40 가나안 땅 네겝에 살던 아랏 왕 가나안인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것을 들었다.





호르 산에서 모압까지

41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살모나(Zalmonah)에 진을 쳤다.

42 살모나에서 출발하여 부논(Punon)에 진을 쳤다.

43 부논에서 출발하여 오봇(Oboth)에 진을 쳤다.

44 오봇에서 출발하여 모압 경계 이예아바림(Iye-abarim)에 진을 쳤다.

45 이예아바림에서 출발하여 디본갓(Dibon-gad)에 진을 쳤다.

46 디본갓에서 출발하여 알몬디블라다임(Almon-diblathaim)에 진을 쳤다.

47 알몬디블라다임에서 출발하여 느보(Nebo) 앞 아바림(Abarim) 산들에 진을 쳤다.

48 아바림 산들에서 출발하여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Moab) 평지에 진을 쳤다.

49 그들이 요단 강가 벧여시못에서 아벨싯딤까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42번.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목록은 부모와 조부모의 이야기다. 어떤 이름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어떤 이름은 지금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다. 고고학적으로 위치가 확인된 야영지는 절반도 안 된다. 다만 이 긴 목록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서 함께 계셨다.





가나안 입성 명령

50 주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52 그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그들의 모든 조각된 돌들을 부수고 모든 주물 형상들을 부수고 모든 산당을 허물어라.

53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54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을 따라 제비 뽑아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어라. 각자 제비 뽑은 곳이 그의 것이 된다. 조상 지파들을 따라 기업을 받아라.

55 그러나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의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56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하려 했던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42개 야영지 목록이 끝나고 바로 이 경고가 이어진다. 여정의 회고가 도착점에서의 명령으로 전환된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이 경고는 여호수아서 전체의 긴장감을 미리 요약한다 — 이스라엘이 이것을 얼마나 완수했는가, 완수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생겼는가.



다음 장 — 가나안의 경계가 그려진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인지.




민수기 34장 — 가나안의 경계


경계를 그리다

1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 이것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돌아갈 땅이다. 이것이 가나안 땅, 그 경계들이다.





남쪽 경계

3 남쪽은 신(Zin) 광야에서 시작하여 에돔(Edom) 경계를 끼고.

남쪽 끝 경계는 사해(Salt Sea) 동쪽 끝에서.

4 그 경계는 아그랍빔(Scorpion Pass) 고개 남쪽을 돌아 신(Zin)을 지나고, 남쪽에서 가데스바네아(Kadesh-barnea)로 올라간다. 하살아달(Hazar-addar)을 지나 아스몬(Azmon)에 이른다.

5 아스몬에서 이집트 시내(Brook of Egypt)로 방향을 틀어 지중해(Mediterranean Sea)에서 끝난다.





서쪽 경계

6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이것이 서쪽 경계다.





북쪽 경계

7 북쪽 경계 — 지중해에서 호르 산(Mount Hor)까지.

8 호르 산에서 하맛(Hamath) 어귀로, 경계가 스닷(Zedad)에 이른다.

9 그 경계가 시브론(Ziphron)으로 나아가 하살에난(Hazar-enan)에서 끝난다. 이것이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

10 동쪽 경계 — 하살에난에서 스밤(Shepham)까지.

11 경계가 스밤에서 리블라(Riblah) 아래쪽 아인(Ain) 동편으로 내려간다. 경계가 내려가 긴네렛(Chinnereth, 갈릴리 호수) 동쪽 기슭에 이른다.

12 그 경계가 요단으로 내려가 사해(Salt Sea)에서 끝난다.’”

이것이 그 사면 경계로 둘러싸인 너희 땅이다.

여기 그려진 경계 — 북쪽 하맛 어귀에서 남쪽 신 광야까지, 지중해에서 요단 강 동편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기로 된 땅의 이상적 경계다. 다윗-솔로몬 시대에 가장 근접하게 실현됐다고 학자들은 본다. 오늘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지리적 맥락에서 이 경계가 끊임없이 소환된다. 성경의 경계선이 현대 국경선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정치적 주장에 사용되는 역사는 길다.





분배 책임자들

13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했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 뽑아 나누어 받을 땅이다 — 아홉 지파 반에게. 주님이 그것을 주도록 명하셨다.

14 르우벤 자손 지파와 갓 자손 지파는 이미 조상들의 집안에 따라 기업을 받았다. 므낫세 지파 절반도 기업을 받았다.

15 두 지파 반은 요단 여리고 맞은편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다.”

16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7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줄 자들의 이름이다.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18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명씩 세워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19 이름들.

유다 지파에서 — 여분네의 아들 갈렙(Caleb).

20 시므온 자손 지파에서 —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Shemuel).

21 베냐민 지파에서 — 기슬론의 아들 엘리닷(Elidad).

22 단 자손 지파에서 — 지도자 욕글리의 아들 북기(Bukki).

23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 — 에봇의 아들 한니엘(Hanniel).

24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 — 십단의 아들 그므엘(Kemuel).

25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 —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Elizaphan).

26 잇사갈 자손 지파에서 — 앗산의 아들 발디엘(Paltiel).

27 아셀 자손 지파에서 —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Ahihud).

28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 — 암미훗의 아들 브다헬(Pedahel).”

29 이들이 주님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도록 명하신 자들이다.

이름들의 목록. 분배를 담당할 지도자들 —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총괄한다. 갈렙은 두 번 나온다 — 1세대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 중 하나로,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분배 책임자로. 그는 가나안을 보기 위해 살아남았고, 이제 그 땅을 나누는 사람이 됐다.



다음 장 — 레위인이 받는 성읍 48개. 그리고 도피성 6곳.




민수기 35장 — 도피성 여섯 곳


레위인의 성읍

1 주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기업 중에서 레위인이 살 성읍들을 줄 것이다. 성읍들 주변 목초지도 레위인에게 줄 것이다.

3 그 성읍들은 그들이 살 곳이 되고, 목초지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4 성읍 주변 목초지는 성벽에서 1,000규빗 밖까지다.

5 성읍 밖을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 — 성읍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성읍 목초지가 될 것이다.

6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 여섯 개는 도피성이다. 살인자가 도망갈 수 있는 곳으로 줄 것이다. 그 외에 42개 성읍을 줄 것이다.

7 모두 48개 성읍 — 목초지와 함께.

8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주는 성읍들 —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이,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각자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 중 몇 개를 줄 것이다.”





도피성

9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1 도피성이 될 성읍들을 골라라 —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12 그 성읍들이 복수자로부터의 도피처가 될 것이다 — 그가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도록.

13 줄 성읍들은 여섯 개 도피성이다.

14 요단 동편에 세 성읍, 가나안 땅에 세 성읍을 줄 것이다.

15 이 여섯 개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민과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갈 수 있도록.”





살인과 과실치사의 구분

16 “쇠붙이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 그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17 손에 든 돌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 그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18 손에 든 나무 기구로 사람을 쳐서 죽게 했다면 — 그는 살인자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19 피의 복수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다 — 만나는 때에 그를 죽일 것이다.

20 미워서 밀었거나, 노려보고 던져서 죽게 했거나,

21 원한으로 손으로 쳐서 죽게 했다면 — 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의 복수자가 살인자를 만날 때 죽일 것이다.

22 그러나 갑자기 적의 없이 밀었거나, 어떤 기구든 노리지 않고 던졌거나,

23 해칠 의도 없이 죽게 할 수 있는 돌을 보지 못하고 던져 죽게 했다면 —

24 회중이 친 자와 피의 복수자 사이를 판결할 것이다 — 이 규례에 따라.

25 회중이 살인자를 피의 복수자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를 도피성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는 기름 부음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살 것이다.

26 살인자가 도피한 성읍 경계 밖으로 나갔다가

27 피의 복수자가 그 경계 밖에서 그를 죽였다면 — 피의 복수자에게 피 값의 죄가 없다.

28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살인자는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피성 — 성경의 가장 이른 법적 보호 개념 중 하나다.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했다. 의도 없이 죽인 자도 피의 복수라는 관습의 희생이 될 수 있었다 — 도피성 제도가 그것을 막았다. 성읍 안으로 들어오면 복수자가 그를 죽일 수 없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현대 법체계의 ‘피의자 보호’ 개념의 고대적 형태다. 재판 없이는 아무도 죽일 수 없다는 원칙이 여기 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석방의 조건이 된다는 것도 독특하다. 어떤 랍비들은 이것을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속죄 역할을 한다고 해석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의 다른 관습 — 왕이나 제사장의 죽음이 구속 효과를 가지는 — 과 연결된다고 본다.





재판의 원칙

29 이것이 너희 모든 거주지에서 대대로 법적 규례가 될 것이다.

30 사람을 죽인 자는 — 증인들의 말에 따라 살인자로 죽일 것이다. 증인 한 명의 말만으로는 아무도 죽이지 못한다.

31 살인자의 목숨을 위해 속전을 받지 마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32 도피성으로 도피한 자를 위해 속전을 받지 마라 —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33 너희가 있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가 땅을 더럽힌다.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외에는 그 땅을 위해 속죄할 수 없다.

34 너희가 살 그 땅, 내가 그 가운데 사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증인 한 명으로는 죽이지 못한다.” 이 원칙은 나중에 신명기 17:6에도 반복되고, 유대교 재판법의 핵심이 된다. 두 명 혹은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8:16과 고린도후서 13:1에서도 인용된다. 성경의 법적 언어가 서로 이어지는 방식을 이 한 원칙이 잘 보여준다.



다음 장 — 마지막 장.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가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민수기가 닫힌다.




민수기 36장 — 땅은 지파 안에서


새로운 문제

1 요셉 자손의 지파들 중 므낫세(Manasseh)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의 조상 집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 집 지도자인 고관들 앞에 왔다.

2 그들이 말했다.

“주님이 우리 주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도 주님의 명을 받아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3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아들들에게 시집을 가면 — 그들의 기업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줄어들어 그들이 시집 간 지파의 기업에 더해질 것입니다. 제비 뽑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그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4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오면 그들의 기업이 그들이 시집 간 지파의 기업에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는 줄어들 것입니다.”

27장에서 해결된 문제가 다시 돌아왔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기업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 각 지파의 땅이 대대로 지파 안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딸들의 기업을 인정한 새 법이 충돌한다. 새로운 법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법의 발전 과정이 그대로 보인다.





주님의 해결

5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했다.

“요셉 자손 지파가 말하는 것이 옳다.

6 이것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해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눈에 좋은 자들에게 시집 가라. 다만 자기 조상 지파 집안에서만 시집 가라.

7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켜야 한다.

8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기업을 가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집안의 남자에게 시집 가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조상들의 기업을 누릴 것이다.

9 기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이 각자 자기 기업을 지켜야 한다.’”





딸들의 결혼

10 슬로브핫의 딸들이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

11 말라(Mahlah), 디르사(Tirzah), 호글라(Hoglah), 밀가(Milcah), 노아(Noah) —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갔다.

12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집안에서 시집 가서 — 그 기업이 그들의 아버지 지파 집안 안에 남았다.

13 이것이 주님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계명들과 규례들이다.





민수기의 마지막

민수기가 슬로브핫의 딸들 이야기로 끝난다.

27장에서 이 다섯 딸들이 회막 문 앞에 나왔다. 모세 앞에, 제사장 앞에, 온 회중 앞에. 그리고 물었다. “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섰다. 법이 바뀌었다.

그런데 책이 끝나는 자리에서 — 이 딸들이 다시 나온다. 새 법이 만든 새 문제. 또 다른 조정. 또 다른 결정.

이 책이 여성 상속권 이야기로 시작하고 여성 상속권 이야기로 끝나는 것 — 우연이 아닐 것이다. 민수기는 광야 세대의 전쟁과 반란과 인구조사로 가득하다. 그 속에서 이 다섯 여인의 이름이 두 번 나오고, 두 번 모두 법이 바뀐다.

이름들이 기억됐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민수기는 끝났다. 이스라엘은 요단 강 동편 모압 평지에 서 있다. 강 건너편이 가나안이다. 모세는 더 건너지 못한다.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다.

다음 책 —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말들. 40년을 되돌아보는 고별 연설.


[image: 신명기 표지]








신명기

요단강 건너기 직전 — 모세의 마지막 설교.




신명기 조망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새 세대에게 들려준 마지막 설교 모음이다. 광야 40년을 회고하고,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풀어주고, 축복과 저주의 양 갈래를 제시한다. 이름의 뜻 그대로 ‘두 번째 율법’(deutero-nomos) — 같은 율법을 새 세대의 언어로 다시 설교한 책이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는다.


1부 · 회고 (1~4장)

광야 40년의 되짚기



2부 · 재선포 (5~11장)

십계명, 쉐마, 핵심 율법



3부 · 법전 (12~26장)

예배·전쟁·재판·일상의 규례



4부 · 언약과 마지막 (27~34장)

축복과 저주, 모세의 노래, 느보산




신명기 1장 — 호렙을 떠난 날의 기억


이것은 모세가 한 말이다

1 이것은 모세가 요단 강 건너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숩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바란(Paran)과 도벨(Tophel), 라반(Laban), 하세롯(Hazeroth), 디사합(Di-zahab) 사이에서.

2 호렙(Horeb)에서 세일(Seir)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Kadesh-barnea)까지는 열하루 길이다.

신명기가 시내산을 “호렙”이라 부르는 것은 의도적 차이다. 출애굽기·레위기·민수기는 그 산을 “시내(Sinai)”라 부른다. 신명기는 북방 전통 이름인 “호렙”을 선호한다. 같은 산, 다른 이름 — 두 전통이 모두 성경 안에 보존되었다.

3 이집트를 떠난 지 사십 년째 되는 해, 열한 번째 달 초하루였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4 그것은 헤스본(Heshbon)에 살던 아모리 왕 시혼(Sihon)을 쳐부수고, 에드레이(Edrei)에서 바산(Bashan)의 왕 옥(Og)을 쳐부순 후였다.

5 요단 강 건너편, 모압(Moab) 땅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호렙을 떠나라 하셨다

6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산에 머문 것이 충분하다.

7 돌아서서 떠나라.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라.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 네겝과 해안 지방으로, 가나안 땅과 레바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8 보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여호와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이다.”

유브라데(Euphrates) — 오늘날 터키 동부에서 발원해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 페르시아 만으로 흐르는 강이다. 이 강까지의 약속은 다윗-솔로몬 시대에 가장 근접하게 실현되었다(열왕기상 4장 21절).





천부장을 세워라

9 그 때 나는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10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오늘 너희는 하늘의 별처럼 많다.

11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보다 천 배나 많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기 바란다.

12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혼자 너희의 짐과 짐과 다툼을 감당하겠느냐?

13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분별 있고 알려진 사람을 뽑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지도자로 세우겠다.”

14 너희가 대답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나는 너희 지파 지도자들, 지혜롭고 알려진 사람들을 뽑아 너희 위에 지도자로 세웠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각 지파의 지도관으로.

16 그 때 내가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했다.

“형제들 사이의 송사를 들어라.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이스라엘 사람과 외인 사이의 것도 공의롭게 판단해라.

17 재판할 때 편을 가리지 마라. 작은 자와 큰 자를 같이 들어라.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들을 것이다.”

18 그 때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것들을 명했다.





정탐꾼을 보내다

19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호렙을 떠났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산지를 향해 갔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산지에 이르렀다.

21 보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 땅을 네 앞에 두셨다. 올라가 차지하라. 여호와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22 그 때 너희 모두가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우리보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 그 땅을 탐지하게 합시다. 우리가 올라갈 길과, 들어갈 성읍들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23 그 말이 내 마음에 좋았다. 나는 너희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았다.

24 그들이 돌아서서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Eshcol) 골짜기까지 탐지했다.

25 그 땅의 과일을 손에 들고 내려와 우리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반역

26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기를 거부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27 천막 안에서 불평하며 말했다. “여호와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려고.”

28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겠느냐? 형제들이 우리 마음을 녹였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강하다.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까지 닿는다. 거기서 아낙 자손도 보았다’고 했다.”

29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30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싸우실 것이다.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것처럼.

31 광야에서도 보았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오는 길 내내 데리고 오셨다.”

32 하지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다.

33 그분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앞에서 길을 찾아주시고, 진칠 곳을 보여주신 분이었다.





선고

34 여호와가 너희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노하셨다. 맹세로 선언하셨다.

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 아무도 내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좋은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36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볼 것이다. 그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

37 너희로 인해 여호와가 내게도 노하셨다.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38 너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라. 그가 이스라엘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39 포로가 될 것이라고 너희가 말했던 너희 자녀들, 선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40 너희는 돌아서서 광야를 향해 가라. 홍해 길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직접 원인은 신명기 1장이 아닌 민수기 20장 므리바 사건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모세는 백성의 불신앙이 쌓인 흐름 속에서 자신의 운명도 함께 묶였음을 회고한다. 지도자는 백성의 실패와 자신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었다.





패배한 공격

41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싸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너희가 각자 무기를 들고 산지로 올라가려 했다.

42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해라.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을 것이다. 적에게 쳐부수어질 것이다.”

43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교만하게 산지로 올라갔다.

44 그 산지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이 맞서 나와 너희를 쫓았다. 벌 떼처럼. 세일(Seir)까지, 호르마(Hormah)까지 너희를 쳤다.

45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 여호와는 너희 음성을 듣지 않으셨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

46 그래서 너희는 가데스에서 오래 머물렀다. 머문 날 수만큼.

다음 장 —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을 돌아 피해 간다. 오랜 우회가 시작된다. 그 길에서 시혼이 쓰러지고, 북방 바산의 옥이 쓰러진다. 새 세대의 첫 번째 승리들이다.




신명기 2장 — 피해 가도 되는 땅, 싸워야 하는 땅


에돔을 피해 돌아라

1 우리는 돌아서서 여호와가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를 향해 갔다. 오랫동안 세일 산을 돌았다.

2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3 “이 산을 도는 것이 충분하다.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라.

4 백성에게 명해라. ’너희는 세일에 사는 너희 형제 에서 자손의 지역을 지나갈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나 조심해라.

5 그들과 다투지 마라. 한 발자국도 그들의 땅을 빼앗지 마라.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소유로 주었다.

6 음식은 돈을 주고 사서 먹어라.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마셔라.’”

7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 큰 광야를 걷는 것도 다 아셨다. 사십 년 동안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셨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이 에돔이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였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노리지 않는다. 여호와가 그 땅을 에돔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분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신학은 신명기에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반복된다.





에돔을 지나 모압으로

8 우리는 형제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세일을 지나 엘랏(Elath)과 에시온게벨(Ezion-geber)로 가는 아라바 길을 벗어나 모압 광야로 향해 돌았다.

9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모압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싸워 땅을 빼앗지 마라. 내가 아르(Ar)를 롯(Lot)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다.”

10 옛날에는 에밈(Emim)이 그 땅에 살았다. 크고 많고 강한 백성,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큰 사람들이었다.

11 그들도 아낙 자손처럼 르바임(Rephaim)으로 여겨졌다.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다.

12 호리(Horite) 사람들도 옛날에 세일에 살았다. 에서 자손이 그들을 쫓아내고 멸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주신 자기 땅에서 한 것처럼.

13 “이제 일어나 세렛(Zered) 시내를 건너라.”

우리는 세렛 시내를 건넜다.

14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후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팔 년이 걸렸다. 그 세대의 군인 모두가 진영에서 다 없어질 때까지. 여호와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였다.

15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진영에서 다 없애버리셨다.





암몬도 피해 가라

16 전사들이 다 죽어 백성 중에서 사라졌을 때

17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18 “오늘 너는 모압(Moab) 경계, 아르를 지나갈 것이다.

19 암몬(Ammon) 자손에게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 다투지 마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었다.”

20 그 땅도 르바임의 땅으로 여겨졌다. 옛날에 르바임이 거기 살았다.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숨민(Zamzummim · ㉸ 잠줌밈)이라 불렀다.

21 크고 많고 강한 백성 — 아낙 자손처럼. 여호와가 암몬 자손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암몬 자손이 쫓아내고 그 자리에 살았다.

22 세일에 사는 에서 자손에게 하신 것처럼. 호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셨고, 에서 자손이 쫓아내 오늘까지 그 자리에 산다.

23 가사까지 살던 아윔(Avvim) 사람들 — 갑돌(Caphtor — 가장 유력한 비정지: 크레타 혹은 에게해 연안)에서 온 갑돌 사람(Caphtorim)이 나와 그들을 멸하고 그 자리에 살았다.

갑돌 사람 — 학자들은 이 이름을 필리스티아(블레셋)의 기원과 연결짓기도 한다. 아모스 9장 7절은 여호와가 블레셋을 갑돌에서 불러냈다고 말한다. 이 민족 이동의 기록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도 각각의 역사와 이동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땅의 소유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시혼을 치다

24 “일어나라. 떠나라. 아르논(Arnon) 시내를 건너라. 보아라, 내가 헤스본의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땅을 네 손에 주었다. 차지하라. 그와 싸워라.

25 오늘부터 내가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이 너를 두려워하고 떨게 할 것이다. 네 소문을 들으면 그들이 떨고 괴로워할 것이다.”

26 나는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평화의 말로 사신을 보냈다.

27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큰길로만 걸을 것이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다.

28 음식은 돈을 주고 사서 먹겠고, 물도 돈을 주고 사서 마시겠다. 그냥 걸어 지나가게만 해달라.

29 세일에 사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사는 모압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 요단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

30 그러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그 영을 굳세게 하셨다. 오늘처럼 그를 네 손에 넘겨주시려고.

31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시혼과 그 땅을 네 앞에 넘기기 시작했다. 차지하라. 그 땅을 소유로 삼아라.”

32 시혼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야하스(Jahaz)에서 우리와 싸웠다.

33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앞에 넘겨주셨다.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온 군대를 쳤다.

34 그 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취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성읍을 완전히 멸했다.

35 가축과 우리가 취한 성읍의 전리품만 남겼다.

36 아르논 시내 가의 아로엘(Aroer)에서부터 계곡 안의 성읍까지, 길르앗(Gilead)까지 —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성읍은 없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앞에 넘겨주셨다.

37 다만 암몬(Ammon) 자손의 땅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야복 시내 가의 모든 땅, 산지의 성읍들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전 요단 동편 땅 확보 과정이다. 민수기 21장에서 먼저 기록된 사건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시 이야기한다. 평화 제안 거절 → 전투 → 완전 격파의 구도는 신명기 특유의 전쟁 신학과 맞닿는다.

다음 장 — 북쪽의 바산 왕 옥. 그는 시혼보다 더 강하고 더 크다. 그의 철 침대는 르바임의 마지막 증거물로 후대까지 전해진다.




신명기 3장 — 철 침대의 왕


옥을 치다

1 우리는 방향을 돌려 바산으로 올라갔다. 바산 왕 옥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와 에드레이(Edrei)에서 우리와 싸웠다.

2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땅을 네 손에 주었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혼에게 한 것처럼 해라.”

3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바산 왕 옥과 그 온 군대를 우리 손에 주셨다. 우리가 그를 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4 그 때 우리가 그의 성읍들을 모두 취했다. 성읍이 없는 곳이 없었다. 예순 성읍 — 아르곱(Argob) 지역 전체,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

5 이 성읍들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이 있는 요새들이었다. 성벽 없는 마을들도 아주 많았다.

6 시혼에게 한 것처럼 완전히 멸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7 가축과 성읍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우리 것으로 삼았다.

8 그 때 우리가 두 아모리 왕의 손에서 요단 강 건너편 땅을 빼앗았다. 아르논 시내에서 헤르몬(Hermon) 산까지.

9 —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룐(Sirion)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Senir)이라 부른다 —

10 평지의 모든 성읍, 길르앗 전체,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의 바산 전체. 옥의 나라 아르곱의 성읍들.

11 바산 왕 옥만이 르바임(Rephaim) 중에 남은 자였다.

그의 침대는 무쇠 침대였다. 랍바(Rabbah)에 있는데 — 오늘날 암몬(Ammon) 자손의 성읍에 있다. 아홉 규빗 길이에 네 규빗 너비였다.

아홉 규빗은 약 4미터, 네 규빗은 약 1.8미터다. 이 “철 침대”는 거인을 증명하는 유물로 후대에까지 전해졌다. 르바임(거인족)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설명은 장르상 전설적 색채를 띠지만, 실제로 랍바(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그 유물이 있었다는 것이 본문의 주장이다.





요단 동편 땅을 나누다

12 그 때 우리가 이 땅을 소유로 삼았다. 아르논 시내 가 아로엘(Aroer)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

13 길르앗의 나머지와 바산 전체, 옥의 나라 전체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

아르곱 전체 지역 — 그것이 바산 전체를 가리킨다. 그것은 르바임의 땅이었다.

14 므낫세의 아들 야일(Jair)이 아르곱 전체를 취했다. 그술(Geshur) 경계와 마아가(Maacath) 경계까지. 그리고 바산을 자기 이름을 따 하봇야일(Havvoth-jair — “야일의 촌락들”)이라 불렀다. 오늘까지 그 이름이다.

15 마길(Machir)에게는 길르앗을 주었다.

16 르우벤과 갓에게는 길르앗에서 아르논 시내까지, 시내 중간을 경계로 하여, 얍복(Jabbok) 시내까지 주었다. 시내가 암몬의 경계다.

17 아라바와 요단 강, 긴네렛(갈릴리 바다)에서 아라바 바다(염해), 비스가 기슭 아래까지.





두 지파 반에게 명하다

18 그 때 내가 너희에게 명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소유로 주셨다. 너희 군사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단을 건너라.

19 다만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가축들은 — 내가 너희에게 줄 성읍들에 남아 있을 것이다.

20 여호와가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시고 그들도 요단 건너 여호와가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너희 각자는 내가 준 소유지로 돌아가라.”





모세의 간청, 그리고 거절

21 그 때 내가 여호수아에게도 명했다. “네 눈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 두 왕에게 하신 것을 보았다. 여호와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22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23 그 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24 “주 여호와여, 주께서 위대하심을 종에게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의 손과 주의 능한 팔을. 하늘과 땅에서 주가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이 누구겠습니까?

25 청컨대 내가 건너가서 요단 건너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26 그러나 여호와가 나를 향해 노하셨다. 너희로 인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27 비스가(Pisgah) 꼭대기로 올라가라.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으로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눈으로 보아라. 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8 여호수아에게 명하라. 그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 앞에서 건너갈 것이다. 네가 볼 땅을 그가 그들에게 소유로 줄 것이다.”

29 우리는 벳브올(Beth-peor)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렀다.

비스가 꼭대기 —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모세는 이 산에 오른다(34장). 눈으로 보는 것만 허락된 가나안 땅. 사십 년을 이끌어 온 지도자의 마지막 자리가 바라보기였다. 보이는 것과 발을 딛는 것 사이의 간격이 모세의 생애 마지막을 규정한다.

“너희로 인해” —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신명기는 백성의 죄와 연결 짓는다. 민수기 20장에서는 므리바에서 모세가 직접 반석을 두 번 친 것이 이유였다. 두 설명은 배타적이지 않다 — 지도자의 실패는 그 자신의 행위인 동시에 백성과 맺은 운명의 일부였다.

다음 장 — 모세는 율법을 들으라고 외친다. 이 법이 지혜고 이해라고, 여호와가 이토록 가까운 신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신명기 4장 — 형상 없는 신


들어라, 그리고 행하라

1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행하라. 그래야 살 것이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 소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에 더하지 마라. 빼지도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3 여호와가 바알브올(Baal-peor)에서 하신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 바알브올을 따른 자마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중에서 멸하셨다.

4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붙은 자들은 오늘도 모두 살아 있다.





이것이 너희의 지혜다

5 보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너희가 들어가 소유로 삼는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6 지켜라,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이 보기에 너희의 지혜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말할 것이다.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롭고 이해 있는 백성이다.”

7 어느 민족이 이처럼 위대하겠느냐 —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신을 가진 민족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때마다 계신 것처럼.

8 어느 민족이 이처럼 위대하겠느냐 —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율법처럼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민족이.

신명기의 독특한 주장이다. 율법이 수치스러운 부담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 감탄할 지혜라는 것. 고대 근동에서 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백성의 의무였지만, 신명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지혜로운 민족으로 세계 앞에 세운다는 것이다.





잊지 마라

9 조심하라. 네 자신을 지켜라. 네가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네 평생 동안 네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려라.

10 호렙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서던 날 —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내 앞에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줄 것이다. 그들이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것이다.”

11 너희가 나아와 산 아래에 섰다. 산은 불타고 있었다 — 하늘 한가운데까지. 어둠과 구름과 짙은 흑암.

12 여호와가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음성뿐이었다.

13 그분이 그의 언약을 선포하셨다 — 십계명. 그것을 두 돌판에 써주셨다.

14 그 때 여호와가 내게 명하셨다.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너희가 건너가 소유로 삼는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형상을 만들지 마라

15 너희 자신을 매우 조심하라. 여호와가 호렙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 —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16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17 땅 위의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 달린 새의 형상이든,

18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의 물고기 형상이든.

19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해와 달과 별들 — 하늘의 모든 것들 — 을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절하고 섬기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다.

20 그러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집트 쇠 도가니에서 끌어내셨다.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오늘 그대로다.

21 여호와가 너희 일로 내게 노하셔서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을 맹세하셨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소유로 주시는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22 나는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건너가 그 좋은 땅을 소유로 삼을 것이다.

23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맺으신 언약을 잊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금하신 어떤 것의 형상도 새겨 만들지 마라.

24 여호와 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 — 히브리어 “엘 칸나(אֵל קַנָּא)”다. ’칸나’는 열정적 독점을 뜻한다. 결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배신에 대한 반응과 같은 어휘다.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는 법적 계약인 동시에 독점적 언약 관계로 묘사된다. 이 비유는 호세아,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에서 더 발전한다.





흩어짐과 돌아옴

25 네가 자녀들을 낳고 손자들까지 두어 그 땅에서 오래 살다가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새긴 우상을 만든다면 —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을 노하게 한다면,

26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다. 너희가 그 땅에서 반드시 빨리 망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 소유로 삼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멸절될 것이다.

27 여호와가 너희를 민족들 사이에 흩으실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몰아가실 민족들 가운데 너희는 소수만 남을 것이다.

28 거기서 사람의 손이 만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들을.

29 거기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네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찾으면 만날 것이다.

30 환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네게 닥쳐도 —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31 여호와 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를 멸하지 않으신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신명기 4장의 이 단락은 바빌론 포로 시기를 예고하는 것처럼 읽힌다. 학자들은 신명기가 최종 편집된 시점이 BC 7세기 말, 또는 포로기라는 설을 지지하는 근거로 이 구절을 인용한다. 예언인가, 아니면 이미 일어난 사건을 소급하여 기록한 것인가 — 학계의 논쟁이 지속된다.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32 네가 있기 전의 옛날들,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을 물어보아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 이처럼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들린 적 있었느냐?

33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너처럼 살아 있었느냐?

34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시험과 표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고 두려운 일들로 취하러 간 적 있었느냐?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 눈앞에서 하신 것처럼.

35 너는 이것을 알았다 —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36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가 듣게 하셔서 너를 가르치셨다. 땅 위에서는 큰 불을 보여주셨다. 그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37 그분이 조상들을 사랑하셨고 그 후손들을 택하셨다. 자기 앞에서 친히 강한 힘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다.

38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너를 그 땅에 데려다가 소유로 주시려고 — 오늘 그대로다.

39 오늘 너는 알아라. 마음에 새겨라. 위의 하늘에서도, 아래의 땅에서도 —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없다.

40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들을. 그래야 네게 좋을 것이다. 네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 것이다.





도피성 셋

41 그 때 모세가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을 따로 구별했다.

42 고의가 아닌 경우, 미워하지도 않은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도록. 이 성읍들 중 하나로 피하면 살 수 있도록.

43 르우벤 자손을 위한 베셀(Bezer) — 광야 평지에. 갓 자손을 위한 길르앗 라못(Ramoth in Gilead). 므낫세 자손을 위한 바산 골란(Golan in Bashan).





율법의 서문

44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놓은 율법이다.

45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증거, 규례, 법도다.

46 요단 건너편,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혼의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를 나와 치던 자였다.

47 그들이 그 땅과 바산 왕 옥의 땅도 소유로 삼았다. 요단 건너 해 뜨는 쪽의 두 아모리 왕의 땅이다.

48 아르논 시내 가의 아로엘에서 시온(Sion) 산, 즉 헤르몬까지.

49 요단 건너편 온 아라바를, 동쪽으로 아라바 바다까지, 비스가 기슭 아래까지.

다음 장 — 십계명이 다시 선포된다. 호렙에서 돌판에 새겨진 것이 모압 평지에서 새 세대의 귀에 다시 울린다. 말씀이 돌 위에서 사람 안으로 옮겨 가는 순간이다.




신명기 5장 — 불 속에서 들은 열 마디


다시 선포하다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 귀에 들려주는 규례와 법도를. 배워라. 지켜라. 행하라.

2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호렙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3 여호와가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과만 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4 여호와가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직접 말씀하셨다.

5 그 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열 마디 — 십계명

6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낸.

7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앞에 두지 마라.

8 위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에 대해 아비의 죄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갚는다.

10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자하게 한다.

11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12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명하신 대로.

13 엿새 동안 일하고, 네 모든 일을 해라.

14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어떤 일도 하지 마라 — 너도, 네 아들딸도, 네 남종 여종도, 네 소와 나귀와 네 모든 가축도, 네 성문 안에 있는 외인도. 네 남종 여종도 너처럼 쉬게 하라.

15 기억하라 —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이끌어 내셨다. 그래서 여호와 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다.

16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래야 네 날이 길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17 살인하지 마라.

18 간음하지 마라.

19 도둑질하지 마라.

20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말하지 마라.

21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집도, 밭도,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도,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거의 같지만 다른 점이 있다. 안식일 계명이 다르다. 출애굽기는 “창조의 안식”을 이유로 든다(출 20:11 — 여호와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 신명기는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이유로 든다(신 5:15 — 너도 종이었다). 출애굽기는 신학적 근거, 신명기는 역사적·인도주의적 근거다. 두 전통이 나란히 존재한다.

또 다른 차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집을 탐내지 마라”에서 ’집’이 아내를 포함하는 표현인 반면, 신명기 5장 21절은 “아내”를 분리하여 첫 항목으로 놓는다. 아내를 재산 목록에서 한 발 끌어낸 것이다.





불 앞에서

22 여호와가 이 말씀을 산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회중 전체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더 이상 추가하지 않으셨다. 두 돌판에 쓰셔서 내게 주셨다.

23 산이 불타는 것을 보고, 어둠 속에서 음성이 들릴 때 — 너희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장로들이 내게 다가왔다.

24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오늘 자기 영광과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셔도 그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25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26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처럼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27 당신이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세요. 우리가 들을 것이고 행할 것입니다.”

28 여호와가 너희 말을 들으셨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말이 옳다.

29 오, 그들이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면 —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항상 지키는 마음을. 그러면 그들과 그 자녀가 영원히 잘 될 것이다.

30 너의 천막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31 그러나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 규례, 법도를 네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주는 땅에서 행하도록 그것을 가르쳐라.”





지켜 행하라

32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마라.

33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길로 가라. 그래야 살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신명기의 십계명 재선포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시내산의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새 세대에게 다시 건네는 행위다. “우리 조상들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다”(5:3)는 선언이 핵심이다. 율법은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현재의 언약이다.

다음 장 — 쉐마(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유대교 기도문의 핵심. 예수가 “가장 큰 계명”으로 인용한 구절이 여기서 시작된다.




신명기 6장 — 들으라, 이스라엘아


명령의 목적

1 이것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내게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다. 너희가 건너가 소유로 삼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2 그래서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평생 동안 — 너와 네 아들과 손자가 — 내가 명하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래야 네 날이 길 것이다.

3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켜라. 행하라. 그래야 네가 잘 될 것이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불어날 것이다.





쉐마

4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5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힘으로.

이 두 절이 “쉐마(Shema · ㉸ 셰마)”다. ’쉐마’는 히브리어 “שְׁמַע”, ’들으라’는 뜻이다. 유대교에서 하루 두 번 — 아침과 저녁 — 낭독하는 기도의 핵심이다. 신명기 6:4-9, 11:13-21, 민수기 15:37-41을 묶어 쉐마라 부른다. 예수는 마가복음 12:29-30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이 구절을 인용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 히브리어 원문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의 번역 방식이 해석을 달리한다. ’에하드(אֶחָד)’는 ’하나’라는 뜻이다. (1)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다” — 유일신론적 선언. (2)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홀로 한 분이시다” —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 고대 맥락에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로 읽히기도 하고, 완전한 유일신 선언으로 읽히기도 한다.

예수의 인용 — 마가복음 12:29-30에서 예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쉐마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어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를 두 번째로 연결한다. 유대교에서도 쉐마는 오늘까지 신앙의 중심이다.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낭독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마음에, 자녀에게, 손목에, 문설주에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7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가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이것에 대해 말해라.

8 손에 매어 표로 삼아라. 눈 사이에 붙여 표로 삼아라.

9 집 문설주에 써라. 성문에 써라.

테필린(Tefillin)과 메주자(Mezuzah) — 유대교는 8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한다. 테필린은 기도할 때 이마와 왼팔에 묶는 작은 가죽 상자로, 쉐마를 포함한 율법 본문을 담는다. 메주자는 문설주에 부착하는 작은 통으로 쉐마 본문이 담긴 양피지를 넣는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 가정과 이스라엘의 많은 건물 문에서 메주자를 볼 수 있다. 예수 시대에도 이 관습이 있었다.





번성 후에 잊지 마라

10 여호와 네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실 것이다. 크고 좋은 성읍들 — 네가 짓지 않은.

11 네가 채우지 않은 좋은 것들로 가득한 집들. 네가 파지 않은 물 없는 우물들.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들.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12 조심하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13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을 섬겨라.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14 다른 신들, 너희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15 여호와 네 하나님은 네 가운데 계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노하셔서 지면에서 너를 멸하실 것이다.





시험하지 마라

16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맛사(Massah)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17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부지런히 지켜라.

18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것을 행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들어가 여호와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19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몰아낼 것이다.

맛사(Massah) — ’시험’이라는 뜻이다. 출애굽기 17:7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다툰 장소다. 이스라엘의 시험은 결핍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형태였다. 신명기는 이 실패를 경고로 기억한다.





자녀가 물을 때

20 훗날 네 자녀가 네게 물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이 증거들, 규례들, 법도들이 무슨 뜻입니까?”

21 그 때 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이었다. 여호와가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

22 여호와가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 모든 집에 크고 두려운 표적과 기사를 우리 눈앞에서 보내셨다.

23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 내신 것은 우리를 데려다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시려는 것이었다.

24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가 항상 잘 되게 하려고. 오늘처럼 살게 하려고.

25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을 행하면 —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 율법 준수가 의(義, righteousness)다. 바울의 신학과 긴장 관계에 있는 구절로 자주 인용된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부정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주장한다(로마서 3-4장). 그러나 신명기의 맥락은 개인 구원론이 아닌 언약 관계의 실천이다. “의롭다”는 것이 법적 지위인가, 아니면 관계적 충성인가 — 해석이 갈린다.

다음 장 — 가나안 일곱 족속을 만날 것이다. 타협하지 마라.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이 명령의 무게와 그 이유를 모세가 설명한다.




신명기 7장 — 일곱 민족과 한 명령


진멸하라

1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데려가실 것이다. 여러 민족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 헷(Hittite · ㉸ 히타이트) 사람, 기르가스(Girgashite) 사람, 아모리(Amorite) 사람, 가나안(Canaanite) 사람, 브리스(Perizzite) 사람, 히위(Hivite) 사람, 여부스(Jebusite) 사람 — 너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

2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시면 — 치라. 완전히 멸하라.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3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마라. 그들의 딸을 네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마라.

4 그들이 네 아들을 나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이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노하여 빨리 멸하실 것이다.

5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라. 주상들을 쳐부수어라.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새긴 우상들을 불로 태워라.

가나안 일곱 족속의 역사적 실체 — 헷 사람은 소아시아의 히타이트 제국(오늘날 터키)과 연관된다. BC 12세기 이후 히타이트 제국이 붕괴되면서 소규모 집단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모리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와 레반트 전역에 분포한 광범위한 셈족 계열이다. 기르가스, 브리스, 히위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 학계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진멸(헤렘, חֵרֶם)” — 히브리어 ’헤렘’은 ’완전히 구별하다, 바치다’는 뜻이다. 전쟁 포획물과 적군을 여호와께 바치는 행위로, 전리품으로 삼지 않고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성경 윤리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다. 고대 근동에서 유사한 개념은 모압의 메사 비문(BC 9세기)에도 등장한다 — 이스라엘의 성읍을 빼앗고 그곳의 사람들을 “아스타르-케모스(신의 이름)에게 바쳤다”는 표현으로.





선택받은 이유

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자기 보물 같은 백성으로 택하셨다.

7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8 그러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 내셨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 종살이하던 집에서.

9 알아라 — 여호와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수천 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신다.

10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직접 갚으셔서 멸하신다. 그분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루지 않으신다. 직접 갚으신다.

11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 선택의 근거를 이스라엘의 수나 능력에 두지 않는다. 여호와의 사랑과 조상에게 하신 맹세가 근거다. 이것이 신명기의 은혜 신학이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공로로 설명되지 않는다.





복종하면 받을 것

12 이 법도를 들어서 지켜 행하면 —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인자하심을 네게 지키실 것이다.

13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네 몸의 열매와 땅의 열매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소와 양 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14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복 받을 것이다. 남녀 중 불임인 자가 없을 것이다. 가축 중에도 없을 것이다.

15 여호와가 모든 병을 너에게서 물리치실 것이다. 이집트의 그 악한 질병들을 네게 오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16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손에 넘기는 모든 민족들을 멸해야 한다. 불쌍히 보지 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17 네가 속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다. 어떻게 내가 그들을 몰아내겠느냐?”

18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 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

19 네 눈이 본 큰 시험들, 표적들, 기사들, 강한 손, 편 팔.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도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20 게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왕벌을 보내실 것이다. 살아남아 숨어 있는 자들이 네 앞에서 망할 것이다.

21 그들 앞에서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가운데 계신다 —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22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다. 한꺼번에 다 없애지 않을 것이다. 들짐승이 너무 많아질까 봐.

23 그러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완전히 멸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24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우상을 불태워라

25 그들의 신들의 새긴 우상을 불로 태워라. 그 위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마라. 가져가지 마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이다.

26 혐오스러운 것을 집에 들이지 마라. 그것처럼 네가 멸절 대상이 될 것이다. 그것을 혐오하고 싫어해라. 그것은 완전히 없애야 할 것이다.

다음 장 — 광야 사십 년의 이유. 만나의 의미. 여호와가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가. 풍족해진 후에 잊는 위험을 모세가 경고한다.




신명기 8장 — 만나가 가르쳐 준 것


기억하라

1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살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여호와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2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그것은 너를 낮추려는 것이었다. 너를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는 것이었다 —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3 그분이 너를 낮추셨다. 굶게 하셨다. 그리고 만나(manna)를 먹이셨다 — 네가 모르던, 조상들도 몰랐던 것을. 그것은 너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 신명기 8:3. 예수가 광야 시험에서 사십 일을 금식한 후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을 때 인용한 구절이다(마태복음 4:4, 누가복음 4:4). 예수의 광야 사십 일은 이스라엘의 광야 사십 년을 압축한 것으로 읽힌다.

만나 — 히브리어 ’만(מָן)’은 ’이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왔다는 어원 설명이 출애굽기 16:15에 있다. 고대 가나안 언어에서 ’만’은 ’무엇’이라는 뜻이다. 만나의 실체에 대해 학자들은 시나이 반도의 위성버섯(타마리스크 나무 진딧물의 분비물)과 연결 짓기도 한다.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기적적 공급의 규칙성과 배타성 — 안식일 전날만 두 배, 그 외는 하루분만 — 이다.

4 사십 년 동안 네 옷이 해어지지 않았다. 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5 마음에 알아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를 훈련하셨다.

6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분의 길로 가라. 그분을 경외하라.





좋은 땅

7 여호와 네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너를 들여보내고 있다. 골짜기와 산지에서 샘과 깊은 물이 솟는 땅.

8 밀과 보리,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 올리브나무와 꿀의 땅.

9 부족함 없이 먹을 땅. 어느 것도 모자라지 않는 땅. 돌이 쇠인 땅, 산에서 놋을 캘 땅.

10 먹고 배부르면 —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양해라.





배부른 후의 위험

11 조심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분의 명령, 법도, 규례 — 오늘 내가 명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지 않도록.

12 먹고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살 때,

13 소와 양이 불어나고, 은과 금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많아질 때,

14 네 마음이 높아져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내신 분을.

15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인도하신 분을 — 불 뱀과 전갈과 물 없는 마른 땅에서. 딱딱한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

16 광야에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결국 네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17 “내 힘과 내 손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마음으로 말하지 않도록.

18 여호와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처럼 확인하시려고.

이 단락은 신명기 신학의 핵심 경고다. 결핍보다 풍요가 더 위험하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다 — 만나가 없으면 죽었다. 가나안에서는 스스로 먹을 수 있다. 그 자급의 순간에 “내 힘으로 했다”는 착각이 시작된다. 선지자들의 가나안 비판은 이 경고에서 나온다.





잊으면 망한다

19 그러나 여호와 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면 — 오늘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20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멸하시는 민족들처럼. 여호와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다음 장 —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다.” 모세가 못을 박는다.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끈질긴 반역의 역사였다.




신명기 9장 —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다


못 박는 선언

1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너는 요단을 건너가 너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낼 것이다. 하늘까지 닿는 성벽을 가진 큰 성읍들이 있다.

2 크고 키 큰 백성들, 아낙 자손들이 있다. 네가 알고 들은 그들이다. “아낙 자손들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3 오늘 알아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앞에서 건너가신다. 소멸하는 불처럼. 그분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네 앞에서 낮추실 것이다. 네가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빠르게. 여호와가 네게 말씀하신 대로.

4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신 후 — 속으로 말하지 마라. “내 의로움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것이 아니다.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다. 여호와가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시는 것이다.

5 네 의로움과 바른 마음 때문이 아니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을 네 앞에서 몰아내시는 것이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확인하시려는 것이다.

6 알아라 —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네 의로움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다.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 — 히브리어 “암 크쉐이 오레프(עַם קְשֵׁה עֹרֶף)”. 소나 당나귀가 멍에를 거부할 때 목을 굳히는 것에서 온 표현이다. 순종을 거부하는 완고함을 가리킨다.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그들의 덕이 아님을 강조하는 핵심 어휘다.





금송아지 — 처음부터 반역했다

7 기억하라. 광야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어떻게 노하게 했는지 잊지 마라. 이집트 땅을 떠난 날부터 이 곳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를 반역했다.

8 호렙에서도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여호와가 너희를 멸하려 하실 만큼.

9 내가 두 돌판, 여호와가 너희와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랐다. 내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었다.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10 여호와가 내게 두 돌판을 주셨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것들이었다. 총회 날 여호와가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거기 있었다.

11 사십 일 사십 야가 끝날 때 여호와가 두 돌판을 내게 주셨다. 언약의 돌판이었다.

12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빨리 여기서 내려가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명한 길에서 빨리 벗어났다.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주조한 우상을 만들었다.”

13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14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그들보다 강하고 많은 민족으로 만들겠다.”

15 나는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다. 산은 불타고 있었다. 내 두 손에 두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

16 내가 보았다.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범죄했다. 너희가 자기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여호와가 명하신 길에서 빨리 돌아섰다.

17 나는 두 돌판을 잡아서 두 손으로 내던졌다. 너희 눈앞에서 깨뜨렸다.

18 나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처음처럼 사십 일 사십 야를.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너희의 모든 범죄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분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19 여호와가 너희를 멸하려 하실 만큼 심히 노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웠다. 그러나 그 때도 여호와가 내 말을 들으셨다.

20 여호와가 아론에게도 심히 노하셔서 그를 멸하려 하셨다. 그 때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21 너희의 죄 — 금송아지를 가져다 불로 태우고 부수어 티끌처럼 잘게 갈아서 산에서 흘러 내리는 시내에 던졌다.





다른 반역들도

22 다베라(Taberah)에서도, 맛사(Massah)에서도, 기브롯핫다아와(Kibroth-hattaavah)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23 여호와가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올라가서 내가 준 땅을 차지하라.” 그러나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믿지 않았다. 음성을 따르지 않았다.

24 내가 너희를 알았던 날부터 오늘까지 — 너희는 여호와를 반역했다.

25 내가 여호와 앞에 사십 일 사십 야를 엎드렸다. 여호와가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26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주의 소유를 멸하지 마소서. 크신 힘으로 이끌어 내시고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구하신 백성을.

27 주의 종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억하소서. 이 백성의 완고함과 악함과 범죄를 보지 마소서.

28 주가 우리를 데려온 이집트 땅이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 없어서, 그들이 미워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 냈다’고.

29 그들은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주의 큰 능력과 편 팔로 이끌어 내신.”

모세의 중보 기도는 신명기에서 두 번 회고된다 — 9장 25-29절, 10장 10절. 민수기 14장의 기도와 연결된다. 공통 구조는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 이스라엘을 살려달라는 것이다 —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할지를 논거로 삼는다.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기도한다.

다음 장 — 두 번째 돌판. 마음의 할례. 여호와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이 이어진다.




신명기 10장 — 두 번째 돌판, 마음의 할례


다시 만들어진 돌판

1 그 때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라. 산으로 내게 올라오라. 나무 궤도 만들어라.

2 네가 깨뜨린 첫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쓰겠다. 궤 안에 넣어 두어라.”

3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었다.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4 여호와가 처음처럼 그 돌판에 써주셨다 — 산에서 불 가운데서 여호와가 총회 날 너희에게 하신 십계명을. 여호와가 내게 주셨다.

5 나는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다. 내가 만든 궤 안에 돌판을 넣었다. 여호와가 내게 명하신 대로 거기 있다.

6 이스라엘 자손은 브에롯 브네야아간(Beeroth Bene-jaakan)에서 모세라(Moserah)로 갔다. 거기서 아론이 죽어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이 그 대신 제사장이 되었다.

7 거기서 굿고다(Gudgodah)로, 굿고다에서 시내가 있는 욧바다(Jotbathah)로 갔다.

8 그 때 여호와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게 하셨다.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오늘까지 그렇다.

9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들과 함께 기업이나 소유가 없다.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다.

10 나는 처음처럼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었다. 그 때에도 여호와가 내 말을 들으셨다. 여호와가 너를 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11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백성 앞에서 걸어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한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해라.”





이것만 요구하신다

12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모든 길로 가라. 그분을 사랑하라.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섬겨라.

13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것들을. 네 유익을 위해.

14 하늘들의 하늘들이 여호와 네 하나님의 것이다.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이다.

15 그러나 여호와가 사랑하여 기뻐하신 것은 조상들뿐이었다. 그 후손 — 즉 오늘 너희 — 을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셨다. 지금처럼.

16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베어라.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마음의 포피를 베어라” — 마음의 할례. 히브리어 “우말템 에트 알라트 레바브켐(וּמַלְתֶּם אֵת עָרְלַת לְבַבְכֶם)”. 할례(포피를 베는 육체적 행위)가 이스라엘의 언약 표시였다. 신명기는 그 외적 표시를 내면화한다. 마음의 단단함(포피)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예레미야(4:4)와 바울(로마서 2:29)이 이 개념을 발전시킨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는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라고 한다.





이방인을 사랑하신다

17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 주들의 주 — 크고 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

18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신다.

19 이방인을 사랑하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20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을 섬겨라. 그분께 붙어 있어라.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 그분이 네 찬양이시다. 네 하나님이시다. 네 눈이 본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신 분이시다.

22 이집트로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칠십 명이었다. 이제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

“이방인을 사랑하라” — 신명기 10:19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방인 경험을 이방인 사랑의 근거로 삼는다. “너희도 이방인이었다.” 레위기 19:34에도 같은 명령이 있다. 이 두 본문은 이스라엘 율법에서 이방인 보호의 신학적 토대다. 출애굽 경험이 단순한 국가 해방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공감의 근거가 된다는 신학이다.

다음 장 —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그리심 산과 에발 산. 율법을 지키면 비가 오고, 배반하면 가뭄이 온다. 땅이 증거다.




신명기 11장 — 비가 오는 땅


네 눈이 보았다

1 그러므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의 명령, 규례, 법도, 명령들을 항상 지켜라.

2 오늘 알아라 — 너희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훈련과 그분의 위대함, 강한 손, 편 팔을 본 자들이.

3 이집트에서 행하신 표적과 행위들 —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 온 땅에 행하신 것.

4 이집트 군대, 말들과 전차들에 하신 것 — 그들이 너희를 쫓을 때 홍해 물이 그들을 덮은 것. 여호와가 오늘까지 그들을 멸하신 것.

5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 — 이 곳에 이르기까지.

6 다단(Dathan)과 아비람(Abiram)에게 하신 것 — 엘리압(Eliab)의 아들들, 르우벤의 자손들. 이스라엘 온 가운데서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천막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것을 삼킨 것.

7 여호와가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이 보았다.





비가 오는 땅

8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강해지고 들어가 차지할 땅을 소유로 삼을 것이다.

9 여호와가 조상들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0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이집트 땅이 아니다 — 거기서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던 채소밭 같은 곳이 아니다.

11 네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의 땅이다. 하늘의 비를 마시는 땅이다.

12 여호와 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

이집트 vs 가나안의 차이 — 이집트의 농업은 나일강에 의존했다. 나일강의 수위와 범람이 농업을 결정했다. 사람이 물을 통제했다 — 관개 시스템으로. 가나안은 달랐다. 비에 의존했다. 비가 언제 오는가는 하늘에 달려 있었다. 신명기는 이 지리적 차이를 신학적 의미로 읽는다. 가나안은 여호와가 눈을 들어 보시는 땅이다 — 인간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이 작동하는 땅.





조건부 약속

13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들을 잘 들어라 —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섬기면.

14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15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을 주실 것이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16 조심하라.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지 않도록.

17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노하셔서 하늘을 닫으실 것이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가 주시는 좋은 땅에서 빨리 망할 것이다.

비와 율법 순종의 연결은 고대 근동 사상의 일부다. 바알 신앙에서도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이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것은 이 땅에서 비를 얻으려는 실용적 이유와 연결된다. 신명기는 이 구도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 비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다.





마음에, 손에, 문설주에

18 이 말들을 마음과 뜻에 두어라. 손에 매어 표로 삼아라. 눈 사이에 붙여 표로 삼아라.

19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20 집 문설주에 써라. 성문에 써라.

21 그래야 여호와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자녀의 날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만큼.





축복과 저주의 산

22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라 —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가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23 여호와가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의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24 너희 발이 밟는 모든 곳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 바다까지 너희 경계가 될 것이다.

25 아무도 너희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너희가 밟는 온 땅에 두실 것이다.



26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고 있다.

27 복 —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들으면.

28 저주 —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명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29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를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데려갈 때 — 복을 그리심(Gerizim) 산에 두어라. 저주를 에발(Ebal) 산에 두어라.

30 그것들은 요단 건너편에 있다. 길갈(Gilgal) 맞은편, 모레 상수리나무(oak of Moreh) 곁에 있다. 아라바(Arabah) 길 서쪽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그리심과 에발 —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자치구 나블루스(Nablus, 고대 세겜) 근처에 있는 두 산이다. 그리심 산은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지은 곳이다. 신명기 27장과 여호수아 8:30-35에서 실제로 이 의식이 거행된다. 그리심에서는 축복을, 에발에서는 저주를 낭독했다.

3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소유로 삼고 거기 살 것이다.

32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다음 장 —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 신명기의 가장 혁명적인 규정. 제사는 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한다. 이 원칙이 후대 예루살렘 성전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신명기 12장 — 오직 한 곳에서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라

1 이것이 너희가 평생 동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다.

2 너희가 차지할 민족들이 섬기던 모든 곳을 완전히 허물어라 — 높은 산이든, 언덕이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든.

3 그들의 제단을 허물어라. 주상들을 부수어라. 아세라 목상들을 불로 태워라. 신들의 새긴 우상들을 찍어라. 그 이름들을 그 곳에서 없애버려라.

4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그들처럼 섬기지 마라.





오직 한 곳

5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시는 곳에서만 —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곳에서만 — 찾아가라.

6 번제와 희생 제물을 거기 드려라. 십일조와 손으로 내는 헌물도,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도, 소와 양의 첫 새끼들도.

7 거기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손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즐거워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8 우리는 오늘처럼 해서는 안 된다 — 각자가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

9 아직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10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분이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쉼을 주실 것이다. 안전하게 살 것이다.

11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시는 곳에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가져오라. 번제와 희생 제물, 십일조, 손으로 내는 헌물, 여호와께 서원한 모든 최상의 것들을.

“한 곳” — 신명기 12장은 어떤 특정 장소를 이름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이라고만 한다. 후대 성경 전통과 유대교는 이 곳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했다. BC 622년 요시야 왕의 개혁(열왕기하 22-23장)은 이 원칙을 실행에 옮겼다 — 지방 산당들을 모두 폐쇄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유일한 예배처로 남겼다. 일부 학자들은 신명기 자체가 이 개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 즉 신명기가 성전 개혁을 이끈 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열왕기하 22장 기사가 신명기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전은 지역마다 있었다. 이스라엘 초기에도 실로, 벧엘, 단 등 여러 지역에 예배처가 있었다. 신명기의 “한 곳” 원칙은 이 다원적 예배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혁명적 요구다. 이것은 종교의 중앙화였으며, 동시에 제사장 권력의 예루살렘 집중이기도 했다.





피와 고기에 대한 규정

12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 너와 네 아들딸, 남종 여종, 너희 성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레위인은 너희 중에 기업의 몫이 없기 때문이다.

13 조심하라. 네 눈에 좋은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않도록.

14 여호와가 너희 지파 중 하나에서 택하시는 곳에서만 번제를 드려라.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해라.

15 그러나 고기는 원하는 만큼 어느 성에서나 잡아먹어도 된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 부정한 자도, 정한 자도 사슴이나 노루를 먹듯이 먹을 수 있다.

16 다만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라.

17 너희 성에서는 다음 것들을 먹을 수 없다 —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 소와 양의 첫 새끼들, 어떤 서원 제물도, 자원 제물도, 손으로 내는 헌물도.

18 오직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먹어라 — 너와 네 아들딸, 남종 여종, 네 성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거기서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 손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으로.

19 평생 동안 네 땅에서 레위인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20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경계를 넓히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넓히실 때 —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자”고 하면 —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

21 여호와 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너무 멀면 — 내가 명하는 대로 여호와가 준 소나 양의 떼에서 잡아서 성에서 먹어라. 원하는 만큼.

22 사슴과 노루를 먹듯이 먹어라. 부정한 자도 정한 자도 함께 먹을 수 있다.

23 다만 강하게 기억할 것 — 피는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마라.

24 먹지 마라.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라.

25 먹지 마라. 그래야 네게 좋을 것이다. 네 자녀에게도 —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 금기 —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 모두 피를 먹는 것을 금한다. 이유는 같다 — “피는 생명이다(신 12:23).” 창세기 9:4에도 같은 금기가 노아 언약에 나온다. 이 금기는 유대교 코셔(kashrut) 법의 핵심이며, 이슬람의 할랄 규정에도 피 배출 요건이 있다. 기독교는 예루살렘 공의회(사도행전 15:20)에서 이방 신자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유지했다 — 이것이 십계명 중 음식법 규정이 아닌 노아 언약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금기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26 오직 거룩한 것들과 서원한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가 택하시는 곳으로 가라.

27 거기서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려라 — 고기도, 피도. 희생 제물의 피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붓고, 고기는 네가 먹어라.

28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지켜라. 그래야 네게 영원히 좋을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 방식을 따르지 마라

29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민족들을 네 앞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다. 네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살 때.

30 조심하라. 그들이 망한 후에도 그들을 따르지 않도록. 그들의 신들을 찾지 않도록. “이 민족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들을 섬겼는지 나도 그렇게 해보자”고 하지 않도록.

31 여호와 네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여호와가 혐오하시는 모든 것을 그 신들에게 행했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딸들을 불에 태워 신들에게 바치기까지 했다.

32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라. 거기에 더하지 마라. 빼지도 마라.

자녀를 불에 태우는 제의 — 가나안의 몰렉(Molech) 신 제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이를 불로 태워 바치는 이 관행을 고고학이 얼마나 입증하는가는 논쟁 중이다. 카르타고(튀니지)에서 발견된 토페트(Tophet) 유적에서 어린아이 유골이 대량으로 발굴되었다 — 일부는 제의적 희생의 증거로, 일부는 사망한 영아 매장지로 해석한다. 가나안 유적에서도 유사한 발굴이 보고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왕들이 이 제의를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열왕기하 16:3, 21:6).

다음 장 — 거짓 예언자와 유혹하는 자. 꿈과 기사를 행해도 다른 신을 따르라 하면 죽여야 한다. 진리의 기준이 기적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신명기 13장 — 기적이 기준이 아니다


꿈꾸는 자가 말해도

1 예언자나 꿈 꾸는 자가 네 가운데 일어나 표적이나 기사를 보여주고,

2 그가 말한 표적이나 기사가 이루어져도 —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자”고 말한다면.

3 그 예언자나 꿈 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4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라라. 그분을 경외하라.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그분의 음성을 들어라. 그분을 섬겨라. 그분께 붙어 있어라.

5 그 예언자나 꿈 꾸는 자는 죽어야 한다.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이끌어 내시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명한 길에서 이탈하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기적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다 — 이것이 신명기 13장의 핵심 주장이다. 표적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다른 신을 향하는 것이라면 거짓이다. 진리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지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다. 예수도 이 논리를 사용한다 —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기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 때 내가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마태복음 7:22-23).





가까운 자가 유혹해도

6 네 어머니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네 자녀, 네 품에 있는 아내, 네 친구 — 네 목숨 같은 자가 몰래 네게 말할 수 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너와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네 주변의 민족들의 신들을.

7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까운 곳에서든 먼 곳에서든.

8 거기에 따르지 마라. 듣지 마라. 불쌍히 여기지 마라. 용서하지 마라. 그를 감추지 마라.

9 반드시 죽여라. 네 손이 그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다. 그 다음에 온 백성의 손이.

10 돌로 쳐라. 죽여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내신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반하려 했기 때문이다.

11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악한 일을 다시는 네 중에서 행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이라도 — 이 명령은 오늘 독자에게 충격적으로 들린다. 신명기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은 민족 국가이자 신정 공동체였다. 배교(背敎)는 단순한 종교적 일탈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역이었다. 이 구절이 가족을 고발하라는 일반 윤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 수호의 최후 선언이라는 것이 해석의 맥락이다. 예수는 이 구절을 뒤집는 듯한 말씀을 한다 —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아들이 아버지와…”(마태복음 10:34-36) — 그러나 예수의 맥락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가족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지 살해 명령이 아니다.





성읍 전체가 배교하면

12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성읍들 중 하나에서 — 네가 거기 살게 될 성읍 중 하나에서.

13 불량배들이 네 중에서 나와 그 성읍 주민들을 미혹하여 말했다는 것을 들으면. “가서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14 그러면 살펴라. 캐물어라. 잘 조사해라. 그 혐오스러운 일이 네 중에서 일어난 것이 사실이면.

15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치라.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하라. 거기 있는 모든 것과 가축도 칼로.

16 모든 전리품을 그 성읍 광장에 모아라. 그 성읍과 모든 전리품을 불로 태워 여호와 네 하나님께 바쳐라.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다시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17 완전히 멸한 것들 중 어느 것도 네 손에 붙어 있지 않게 해라. 그러면 여호와가 맹렬한 노에서 돌이키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18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오늘 내가 명하는 것들, 여호와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해야 한다.

다음 장 —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의 목록이 신명기 언어로 다시 나온다. 그리고 십일조. 삼 년마다 레위인, 이방인, 고아, 과부에게.




신명기 14장 — 거룩한 백성의 식탁


죽은 자를 위해 자해하지 마라

1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자를 위해 몸을 베지 마라. 눈썹 사이를 깎지 마라.

2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가 지면의 모든 민족 중에서 자기 보물 같은 백성으로 너를 택하셨다.

자해와 머리 깎기 — 고대 근동에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몸을 베거나 특정 방식으로 머리를 깎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은 이방 제의 관행과 연결되어 있었다. 레위기 19:28, 21:5에도 같은 금지가 있다. 이스라엘에게 애도 방식조차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된다.





먹어도 되는 것

3 혐오스러운 것은 먹지 마라.

4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들은 이것이다 — 소, 양, 염소,

5 사슴, 노루, 수노루, 산양, 대山양, 들소, 산소.

6 짐승 중에서 발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7 그러나 새김질하거나 발굽이 갈라진 것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은 — 낙타, 토끼, 바위너구리. 새김질은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다. 부정하다.

8 돼지 — 발굽은 갈라지지만 새김질을 안 한다. 부정하다. 고기를 먹지 마라. 사체도 만지지 마라.

레위기 11장과의 비교 — 신명기 14장의 목록은 레위기 11장과 거의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 신명기는 허용되는 짐승 목록(사슴, 노루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한다. 레위기는 이것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추가 목록은 신명기가 더 다양한 고기를 허용하는 방향이라는 해석이 있다 — 특히 신명기 12:15, 22절이 “사슴과 노루를 먹듯이”를 허용 기준으로 쓰는 것과 맞닿는다.

9 물에 사는 것들 중 먹어도 되는 것 —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10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11 정한 새는 모두 먹어도 된다.

12 그러나 먹으면 안 되는 것들 — 독수리, 솔개, 물수리,

13 개솔개, 갈가마귀 종류,

14 타조, 올빼미, 갈매기, 새매 종류,

15 부엉이, 가마우지, 따오기,

16 올빼미, 사다새, 독수리(이집트),

17 황새, 왜가리 종류, 오디새, 박쥐.

18 날개 있는 벌레는 모두 부정하다. 먹으면 안 된다.

19 정한 날개 달린 것은 먹어도 된다.

20 사체를 먹지 마라. 네 성에 있는 이방인에게 주어라. 그가 먹어도 된다. 또는 외국인에게 팔아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마라” — 출애굽기 23:19, 34:26과 신명기 14:21에 세 번 등장하는 금지다. 유대교 카쉬루트의 고기-유제품 분리 규정의 성경적 근거다. 정확히 무슨 이유로 이 금지가 생겼는지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이 다양하다. 일부는 BC 14세기 우가릿 문헌에 이와 유사한 제의적 표현이 있다고 본다. 일부는 어미 젖으로 새끼를 죽이는 잔인성에 대한 감수성으로 읽는다. 원래 맥락이 무엇이든, 유대교는 이것을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 광범위한 규정으로 발전시켰다.





십일조

22 매년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십일조를 구별해라.

23 여호와 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소와 양의 첫 새끼들을 먹어라. 그러면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24 그 길이 너무 멀어서 가지고 갈 수 없다면 —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이 너무 멀어서, 여호와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멀다면.

25 그것을 돈으로 바꿔라. 그 돈을 손에 들고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으로 가라.

26 그 돈으로 원하는 것을 사라 — 소도, 양도, 포도주도, 독한 술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27 네 성에 있는 레위인을 버리지 마라. 레위인은 너희 중에 기업의 몫이 없다.





삼 년마다 드리는 십일조

28 삼 년 끝에 그 해 소출의 십일조를 모두 꺼내 성에 쌓아두어라.

29 레위인 — 네 중에 기업의 몫이 없는 자 — 과 네 성에 있는 이방인, 고아,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삼 년마다 드리는 십일조는 사회 복지 기금이다. 레위인, 이방인, 고아, 과부 — 이 넷은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취약 계층이다. 레위인은 땅이 없고, 이방인은 완전한 시민권이 없으며, 고아와 과부는 가장이 없다. 신명기는 이 네 집단을 보호하는 구조를 율법에 내장시킨다. 현대 복지 국가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신명기의 십일조 제도는 레위기의 십일조와 다르다. 레위기 27장은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준다. 신명기는 십일조를 여호와 앞에서 먹는 것으로 묘사하고, 삼 년마다는 사회적 용도로 돌린다. 두 제도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는 후대 랍비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다음 장 — 안식년. 칠 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종을 해방한다. 가난한 자가 항상 있겠지만 — 손을 펴야 한다.




신명기 15장 — 손을 펴라


안식년 — 빚을 탕감하라

1 칠 년 끝에 탕감을 행하라.

2 탕감의 방식은 이렇다. 이웃에게 빌려준 것을 빌려준 자마다 탕감하라. 이웃과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여호와의 탕감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3 이방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다. 그러나 형제에게 가진 것은 네 손이 탕감해야 한다.

4 그러나 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기업으로 차지하는 그 땅에서 여호와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5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안식년 빚 탕감 — 이 규정은 출애굽기 21:2-6의 종 해방 규정, 레위기 25장의 희년 규정과 함께 이스라엘 사회 경제 제도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신명기의 빚 탕감은 레위기 희년의 토지 반환과 다르다 — 신명기는 돈 빚의 탕감이고, 레위기는 토지 반환이다. 후대 랍비들은 “안식년이 가까워지면 빚을 안 빌려준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즈볼(prozbul)이라는 법적 장치를 만들었다 — BC 1세기 힐렐 랍비가 도입한 것으로, 채권을 법원에 위탁하면 안식년이 지나도 청구권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손을 펴라

6 여호와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줄 것이다. 그러나 빌리지 않을 것이다. 많은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너를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7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땅, 네 성들 중 어디서든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손을 닫지 마라.

8 반드시 손을 펴라. 충분히 빌려줘라 — 필요한 것을.

9 조심하라.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 “칠 년째 탕감의 해가 가까웠다”고, 그리고 눈이 가난한 형제를 향해 악해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다.

10 반드시 주어라. 줄 때 마음이 아깝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과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11 가난한 자가 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명한다. 네 땅의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활짝 펴라.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 이 구절은 요한복음 12:8에서 예수가 인용한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자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판한다. 예수는 신명기 15:11을 인용하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구절의 원래 맥락은 체념이 아니라 책임이다 —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손을 펴라.”





종을 해방하라

12 형제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려왔으면 — 여섯 해 동안 섬기고 일곱째 해에는 자유롭게 해서 보내라.

13 자유롭게 보낼 때 — 빈손으로 보내지 마라.

14 양 떼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넉넉하게 주어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15 기억하라 —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 내가 이것을 명한다.

신명기의 종 해방 vs 출애굽기의 종 해방 — 출애굽기 21:2-6의 종 해방 규정에는 여자 종이 포함되지 않는다. 신명기 15:12는 “히브리 여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이것은 신명기가 이전 율법을 단순 반복이 아니라 확장·개정하는 방식의 한 예다. 성 평등의 방향으로 한 발 나아간 것이다.

또 다른 차이: 출애굽기 21:6은 종이 남기를 원하면 귀를 뚫는다. 신명기 15:17도 같다. 그러나 신명기는 “여자도 같이”라고 추가한다.

16 그가 네가 좋고 네 집이 좋아서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하면 —

17 송곳을 가져다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네 종이 된다. 네 여자 종에게도 그렇게 해라.

18 자유롭게 보낼 때 어렵게 여기지 마라. 육 년 동안 품꾼의 삯의 두 배를 너에게 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첫 새끼

19 소와 양의 첫 새끼 수컷은 모두 여호와 네 하나님께 구별해야 한다. 소의 첫 새끼로 일하지 마라.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마라.

20 너와 네 가족이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매년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21 흠이 있으면 — 절름발이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흠이라도 — 여호와 네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마라.

22 네 성에서 먹어라. 부정한 자도 정한 자도 사슴이나 노루를 먹듯이 먹을 수 있다.

23 다만 피는 먹지 마라.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라.

신명기 안식년의 경제적 의미 — 빚 탕감과 종 해방을 묶는 칠 년 주기는 누적되는 경제 불평등을 주기적으로 리셋하는 기제다. 땅이 없는 사람, 빚진 사람이 한 세대 이상 지속적으로 구조화된 빈곤에 묶이는 것을 막는다.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지켜졌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 예레미야 34장은 종 해방 약속을 어긴 사례를 기록한다.

다음 장 — 세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광야의 기억을 매년 몸으로 재연한다.




신명기 16장 — 세 번 올라가라


유월절 — 이집트를 기억하라

1 아빕(Abib) 월을 지켜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 유월절을 행하라. 아빕 월에 여호와 네 하나님이 밤에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2 여호와 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소와 양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바쳐라.

3 그것과 함께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레 동안 무교병 — 고난의 빵 — 을 먹어라. 급하게 이집트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을 떠나던 날을 네 평생 기억하기 위해.

4 칠 일 동안 네 모든 지역에서 누룩을 볼 수 없게 해야 한다. 첫째 날 저녁에 바친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 있지 않게 해야 한다.

5 유월절 제물을 네 성 중 아무 곳에서나 바칠 수 없다.

6 오직 여호와 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저녁에, 해가 질 때 바쳐라 — 이집트에서 나온 때와 같은 시각에.

7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삶아 먹어라. 아침에 돌아서서 네 천막으로 가라.

8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께 성회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유월절(Passover · 히브리어 페사흐 פֶּסַח) — 이집트의 장자를 치던 밤 이스라엘 집의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발라 죽음이 “넘어갔다(pass over)”는 사건에서 온 이름이다. 신명기의 유월절 규정은 출애굽기 12장보다 가정 예배 중심에서 성전 예배 중심으로 이동한다 — “자기 성에서 바칠 수 없다”(신 16:5)는 규정이 핵심 변화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화와 맞닿는다.

유대교에서 유월절(세데르, Seder)은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다. 하가다(Haggadah — “말하기”)라는 의식 책을 읽으며 이집트 탈출 이야기를 재현한다. 기독교의 성찬(Eucharist)은 예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에서 유래한다(마태복음 26:17-30). 이슬람은 유월절 대응 관행은 없으나 모세의 이야기를 공유한다.





칠칠절 — 첫 열매를 드려라

9 칠 주를 헤아려라.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 주를 헤아려라.

10 여호와 네 하나님께 칠칠절을 행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11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 너와 네 아들딸, 남종 여종, 네 성에 있는 레위인, 이방인, 고아, 과부가 함께.

12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칠칠절(七七節 · Weeks · 히브리어 샤부오트 שָׁבוּעוֹת) — 유월절 후 칠 주가 지나는 오십째 날이다. 그리스어로 오십을 뜻하는 ’펜테코스테(Pentecost)’가 여기서 왔다. 밀 수확이 끝나는 시기다. 후대 유대교에서는 시내산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절기가 되었다. 기독교에서 성령이 임한 오순절(사도행전 2장)이 이 날이었다.





초막절 — 광야를 기억하라

13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거두어들인 후 칠 일 동안 초막절을 행하라.

14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와 네 아들딸, 남종 여종, 네 성에 있는 레위인, 이방인, 고아, 과부가 함께.

15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칠 일 동안 여호와 네 하나님께 절기를 행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완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초막절(Tabernacles · 히브리어 수콧 סֻכּוֹת) — 가을 수확 후 칠 일간 지키는 절기다. “초막(수카)”에서 사는 것이 특징인데, 광야 사십 년 동안 천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레위기 23:42-43에서 명시적으로 설명된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전 세계 유대교 공동체에서 뒤뜰이나 발코니에 초막을 짓는다. 세 절기 중 기쁨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 — 신명기 16:15는 “완전히 즐거워하라(שָׂמֵחַ אַךְ)”라고 한다.





세 번 올라가라

16 남자들마다 일 년에 세 번 —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에서 여호와 앞에 나타나야 한다.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타나지 마라.

17 각자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가져올 것이다.

“세 번 올라가라” — 이 세 절기를 “순례 절기(שָׁלוֹשׁ רְגָלִים, 샬로쉬 레갈림)”라 부른다. ’레갈’은 ’다리’라는 뜻으로, 발로 걸어 올라간다는 의미다. 예수 가족도 이 규정을 따랐다 — 누가복음 2:41-42는 예수가 열두 살 때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기록한다.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라

18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성에 네 지파를 따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세워라. 그들이 백성을 공의로 판결해야 한다.

19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편을 가리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20 오직 정의만 추구하라. 그래야 살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상을 세우지 마라

21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 목상을 세우지 마라.

22 주상도 세우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아세라(Asherah) — 가나안 최고 여신이자 엘 신의 배우자. 나무 기둥이나 나무로 상징되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 고고학 발굴에서 “여호와와 그의 아세라에게”라는 명문이 새겨진 저장 항아리들이 발견되었다(1975-1976년 쿤틸렛 아즈루드 발굴, 네겝 사막, BC 9-8세기). 이것은 민간 이스라엘 종교에서 아세라가 여호와의 배우자로 숭배되었음을 시사한다. 신명기의 반복적 아세라 금지는 이 현실에 대한 응답이다.

다음 장 — 흠 없는 제물, 두 증인, 왕의 율법. 왕은 군마를 많이 모으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들이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신명기 17장 — 왕도 율법 아래


흠 없는 제물

1 흠이 있는 소나 양 — 어떤 흠이라도 있는 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께 바치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다.





우상 숭배자의 처형

2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네 성들 중 어디서든 — 남자든 여자든 — 여호와 네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을,

3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것들을 섬겼다는 것을 네가 듣거든,

4 잘 살펴라. 들어보아라. 사실이라면, 그 혐오스러운 일이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행해진 것이라면,

5 그 악한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여라.

6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이지 못한다.

7 증인들의 손이 먼저 그를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손이. 너는 네 중에서 악을 제거해라.

두 증인 원칙 — 신명기 17:6, 19:15에서 확립되는 이 원칙은 히브리 법의 기본이다.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이 불가능하다. 신약에서도 이 원칙이 이어진다 — 예수는 교회 권징 과정을 설명하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사실이 확인될 것이다”(마태복음 18:16)라며 신명기 19:15를 인용한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5:19에서 장로를 고발할 때 두 세 증인의 원칙을 적용한다.





최고 재판소

8 재판하기 어려운 것이 성에 나타나면 — 살인인지, 다툼인지, 구타인지, 차이가 무엇인지 — 일어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라.

9 레위 제사장들과 그 날 맡은 재판관에게 가서 물어라. 그들이 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10 여호와가 택하시는 그 곳에서 그들이 알려주는 대로 행하라. 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11 그들이 가르쳐 주는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선고하는 판결대로 행하라. 그들이 네게 선포하는 말씀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마라.

12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 재판관이나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 —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라.

13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다시는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왕의 율법

14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 거기 살 때 —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15 반드시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를 왕으로 세워라. 형제 중에서 세워라. 이방인은, 형제가 아닌 자는 왕으로 세울 수 없다.

16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말을 더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17 아내도 많이 두면 안 된다.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은금도 너무 많이 쌓으면 안 된다.

왕의 세 가지 금지 — (1) 말(군사력)을 많이 모으지 마라. (2)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3)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이 세 가지는 솔로몬의 실패를 정확하게 예고하는 것처럼 읽힌다. 열왕기상 10-11장에서 솔로몬은 말 수천 마리, 아내 700명, 엄청난 금을 가졌다. 그리고 아내들이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신명기 17장이 솔로몬 이후에 쓰였는가, 아니면 솔로몬이 신명기를 알면서 어겼는가 — 학계의 논쟁이 계속된다.

말(馬)과 이집트 — 고대 근동에서 최강의 군마 공급처는 이집트였다. 이집트에서 말을 사오는 것은 군비 증강의 주요 경로였다. 솔로몬이 실제로 이집트에서 말을 들여왔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10:28-29에 있다. 신명기는 이것을 명시적으로 금한다. 군사력의 자립, 또는 여호와에 대한 의존의 표현으로 읽힌다.



18 왕이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을 레위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자기를 위해 베껴 써라.

19 평생 동안 자기 곁에 두어라. 읽어라.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들을 지켜 행하기 위해.

20 그의 마음이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않게. 이 명령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떠나지 않게. 그래야 왕과 그 자손이 이스라엘 안에서 오래 왕위에 있을 것이다.

왕이 율법을 직접 베껴 써야 한다 — 이 규정은 왕을 율법 위에 두지 않는다는 신명기의 선언이다. 왕도 율법 아래에 있다. 직접 필사하는 행위는 암기가 아니라 내면화다. 왕이 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법의 수호자여야 한다는 신학이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왕권 신학과 다르다 —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법 위에 서는 경향이 있었다.

“미쉬네 하토라(מִשְׁנֵה הַתּוֹרָה)” — 신명기의 히브리어 이름이다. ‘율법의 되풀이’ 또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뜻이다. 18절의 “이 율법의 사본을 쓰라”는 명령이 책 제목이 되었다. 그리스어 번역 ’신명기(Deuteronomion)’도 같은 뜻 —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반복’ 또는 ’율법의 사본’이다.

요시야 개혁과 신명기 — BC 622년 유다 왕 요시야 18년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열왕기하 22:8). 이 책을 읽은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통곡했고, 대규모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 지방 산당 폐쇄, 아세라 제거, 유월절 회복, 왕이 직접 율법을 낭독. 많은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또는 신명기의 핵심 부분)라고 본다. 신명기의 유일한 예배 처소 원칙, 왕의 율법, 세 절기 — 이것들이 요시야 개혁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신명기가 이 개혁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이 개혁이 신명기를 만들었는가 — 답은 아직 열려 있다.

다음 장 — 레위 제사장의 몫, 선지자의 구별, 모세 같은 선지자의 약속. “내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이 구절을 두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가 각각 다른 해석을 가진다.




신명기 18장 — 나 같은 예언자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

1 레위 제사장들, 곧 레위 지파 전체는 이스라엘에서 함께 나눠 가질 몫도, 기업도 없다.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으로 먹고 살 것이다.

2 형제들 가운데서 기업이 없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여호와가 약속하신 대로.

3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것은 이것이다. 소든 양이든 제물을 잡는 자는 제사장에게 앞 다리와 두 볼과 위를 줘야 한다.

4 또 네 처음 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

5 여호와 네 하나님이 레위를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려고.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땅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대가로, 다른 지파가 바치는 것으로 생활한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전 제사장 계층이 국가 수입의 일부로 유지되는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지방 레위인의 권리

6 레위인이 이스라엘 어느 성읍에서든 살다가, 자기 마음 원하는 곳 — 여호와가 택하신 곳으로 오거든,

7 그의 형제 레위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겨도 된다.

8 조상의 것을 팔아서 얻은 것 말고도, 그들의 몫을 똑같이 받아 먹어야 한다.

레위인이 예루살렘 외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중앙 성소로 올라오면, 거기서 이미 섬기는 제사장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것은 레위인의 이동 권리와 생계 보장을 명시한 것이다.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마라

9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때 — 그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본받아 행하지 마라.

10 네 아들이나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술사,

11 주문을 외우는 자, 신접한 자, 박수,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자가 너희 중에 있으면 안 된다.

12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가 혐오하신다. 이런 혐오스러운 일 때문에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13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

“아들이나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것” — 몰렉(Molech)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의식을 가리킨다. 예루살렘 남서쪽 힌놈의 골짜기(게헨나)가 이 의식의 장소였다. 고고학적으로 가나안 지역 청동기 시대 유적에서 어린이 유골이 발견된 사례가 있으나, 이것이 종교적 희생 제의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다.

점술과 신탁은 고대 근동 사회 전역에서 중요한 사회 기능을 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간점술사(바루)와 점성술사를 정부 관료로 두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 모든 것을 금하고, 대신 예언자 제도를 그 자리에 놓는다.





나 같은 예언자

14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점쟁이와 박수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네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15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명을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16 이것은 네가 호렙에서 총회 날 여호와 네 하나님에게 구한 것이다. “다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소서. 이 큰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17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도다.

18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 말할 것이다.

19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말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직접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 그러나 어떤 예언자가 내가 명령하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나와 같은 예언자” — 이 구절은 후대에 메시아 예언으로 읽혔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예수에게 적용하고,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스데반도 같은 방식으로 인용한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타헤브(Taheb)’라는 예언자-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배경이 된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구절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 계열의 연속으로 해석된다. 탈무드는 최후의 날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말라기의 예언과 연결하면서, 이 예언자를 단일 인물로 보지 않기도 한다. 해석의 갈래가 다양하다.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법

21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네가 물을 수 있다.

22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이 응하지 않으면 — 그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예언자가 주제넘게 한 말이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참 예언자의 기준을 “예언의 성취 여부”로 정한 것은 실용적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성취가 오래 걸리는 예언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이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짓 예언자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예레미야와 하나니야의 충돌(예레미야 28장)이 대표적 사례다.



다음 장 — 가나안 땅에 도피성 세 곳을 세우라.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짓 증인에 대한 법.




신명기 19장 — 도망칠 곳


도피성 세 곳

1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네게 주실 때 — 네가 그들의 성읍들과 집들을 차지하거든,

2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가운데서 세 성읍을 구별해야 한다.

3 네게 길을 닦아두어야 한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셋으로 나눠,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도록.

4 살인자가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렇다. 미워하지 않던 이웃을 부지중에 죽인 자.

5 이웃과 함께 숲에 나무 베러 갔다가, 나무를 찍으려고 손에 도끼를 드는데,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이웃에게 맞아 죽으면 — 그 사람이 이 성읍들 중 하나로 도피하면 살 수 있다.

6 그렇지 않으면 피의 보복자가 분노에 타올라 그를 뒤따라가 거리가 멀면 따라잡아 칠 수 있다.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는데, 죽을 이유가 없다.

7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세 성읍을 구별하라.”

도피성(도피성,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은 고대 이스라엘의 법적 제도다. 부족 사회에서 살인은 피해자 가족이 보복할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고의 살인과 실수 살인을 구별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된다. 도피성은 그 구별을 제도화한 것이다. 민수기 35장에도 같은 제도가 나온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에 총 여섯 곳이 지정되었다. 요단 동편에 세 곳(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요단 서편에 세 곳(게데스, 세겜, 헤브론). 현대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면 북에서 남까지 분산 배치된 구조다.





세 성읍이 더 필요할 때

8 여호와 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영토를 넓혀 주시고, 네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온 땅을 다 주시면,

9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를 항상 따라갈 때 — 이 세 성읍 외에 세 성읍을 더 추가해야 한다.

10 그렇게 해야 무고한 피가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네 땅에서 흘리지 않을 것이다. 피 흘린 죄가 네게 돌아오지 않도록.





고의 살인자는 도피성도 소용없다

11 그러나 만약 누군가 이웃을 미워하여, 기다렸다가 그를 쳐서 죽이고 이 성읍들 중 하나로 도피하면,

12 그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여야 한다.

13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스라엘에서 무고한 피의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도피성은 면죄 장치가 아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안전 공간이다. 고의 살인으로 판명나면 도피성도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 재판은 성읍 장로들이 진행한다 — 오늘날로 치면 지역 법원의 역할이다.





경계석을 옮기지 마라

14 조상들이 정해둔 네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고대 근동에서 경계석(히브리어 ‘게불’)은 신성한 것이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경계 표시 비석(쿠두루)에 신들의 저주를 새겨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했다. 이 짧은 구절 하나가 땅 경계를 신학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잠언 22장 28절, 23장 10절에도 같은 경고가 반복된다.





증인의 법

15 어떤 사람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는 한 증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해야 한다.

16 만약 거짓 증인이 일어나 어떤 사람을 불법으로 고발하면,

17 그 분쟁 당사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제사장들과 그 때의 재판관들 앞에 서야 한다.

18 재판관들이 세심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면, 형제에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19 그가 형제에게 행하려 했던 대로 그에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20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21 불쌍히 여기지 마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두 명 또는 세 명의 증인” — 이 원칙은 신약성경에도 이어진다. 마태복음 18장 16절, 고린도후서 13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유대교 법정(산헤드린)에서도 사형 선고에는 최소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다. 예수의 재판에서 대제사장들이 증인을 찾으려 했던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마가복음 14장 55~59절).

“눈에는 눈” — 히브리어로 ‘탈리오(talio)’ 원칙이라 부른다. 라틴어에서 온 법학 용어다. 이것이 잔인한 복수를 명령한다고 오해되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눈을 잃은 사람이 상대방의 목숨을 요구하던 시대에, 피해와 동등한 보복만 허용한다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BC 18세기)에도 같은 원칙이 등장한다.



다음 장 — 전쟁의 법.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운 자, 집 지은 자, 포도원 심은 자, 약혼한 자는 돌아가도 된다.




신명기 20장 — 전쟁 앞에 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1 네가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서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더라도 — 그들이 너보다 많다 해도 —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이끌어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2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나아와 군대에게 말해야 한다.

3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오늘 너희가 원수들과 싸우려 한다. 용기를 잃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들 앞에서 겁먹지 마라.

4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신다. 원수들과 싸워 너희를 구원하신다.”

군종 제사장의 역할 —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제사장은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신학적 역할을 담당했다. 전쟁 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군대의 사기를 신학으로 유지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도 전쟁 전 신탁을 구하는 방식이 있었다.





전쟁에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

5 관리들은 군대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집을 새로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못 한 사람이 있는가?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할까 봐.”

6 “포도원을 심었는데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까 봐.”

7 “여자와 약혼했는데 아직 아내로 맞이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에서 죽어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할까 봐.”

8 관리들이 또 군대에게 말해야 한다. “두려워하여 용기를 잃은 사람이 있는가? 집으로 돌아가라. 형제들의 마음도 자기처럼 낙담하게 할까 봐.”

9 관리들이 군대에게 말하기를 마치면, 군대장관들을 군대 앞에 세운다.

이 규정의 독특함 — 고대 세계에서 병역 기피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두려운 자를 돌려보냈더니 3만 2천 명 중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는 기록(사사기 7장 3절)이 있다. 군사력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신학이 이 규정 뒤에 있다.

낙성식(히브리어 ‘하누카’) — 새 집을 짓고 드리는 헌납 의식이다. 시편 30편 제목에 “성전 낙성 노래”라는 표현이 나온다. 하누카(유대교 빛의 절기)도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 — BC 2세기 마카베오 시대 성전 재봉헌을 기념하는 절기다.





먼 성읍에 대한 법

10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하려 할 때,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한다.

11 그 성읍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문을 열면 —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공물을 바치고 섬겨야 한다.

12 그러나 화평에 동의하지 않고 전쟁을 선택하면, 그 성읍을 포위해야 한다.

13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것을 네 손에 넘기시면, 거기 있는 남자들을 모두 칼로 쳐라.

14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 안의 모든 것은 네 전리품으로 차지할 수 있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준 원수들의 물건을 먹어도 된다.

15 멀리 있는 성읍들 —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는 이렇게 해라.





가나안 성읍에 대한 법

16 그러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17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 여호와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진멸해야 한다.

18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가 여호와 네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지 않도록.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들 중 하나다. “헤렘(ḥerem)” — 완전 진멸 명령은 현대 독자에게 심각한 윤리적 질문을 제기한다. 학자들은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 (1) 이것이 실제로 벌어졌는지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여호수아서의 정복 기사와 고고학적 발굴 결과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이 명령이 당시 시대의 전쟁 언어와 수사적 과장으로 쓰인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3)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내 종교적 동화를 막으려는 경고로 읽히기도 한다. 어떤 해석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나무는 사람이 아니다

19 성읍을 오래 포위하여 싸울 때 — 도끼를 들어 그 곳의 나무를 베면 안 된다. 그것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베지 마라. 들판의 나무가 사람이냐, 네가 포위하려고?

20 나무라는 것을 알면서 먹지 못하는 나무, 과일나무가 아닌 나무는 벨 수 있다. 그것으로 그 성읍을 공격하는 공성 기구를 만들어서 싸워 함락시켜라.

과일나무 보호 규정 — “나무가 사람이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반어법으로 명시적이다. 전쟁 중에도 식량 생산 자원인 과일나무를 베지 말라는 이 규정은 고대 전쟁 관행에서 이례적이다. 아시리아, 바빌론의 군대는 점령지 나무를 조직적으로 베어 황폐화했다. 이스라엘의 전쟁법은 토지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



다음 장 — 들판에서 누군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하는가.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 법. 장자권. 그리고 매달린 시체에 대한 규정.




신명기 21장 — 풀리지 않는 죽음


알 수 없는 살인

1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서 들판에 쓰러진 시체를 발견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으면,

2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와서 시체 주변의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측량해야 한다.

3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일하지 않은 암송아지 — 아직 멍에를 메지 않은 것을 가져다가,

4 그 암송아지를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 목을 꺾어야 한다.

5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나아오게 해야 한다 —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사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분쟁과 폭행 사건을 그들의 말에 따라 결정한다.

6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모두 골짜기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7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이 보지도 못했습니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소서. 무고한 피의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지 마소서.” 그러면 그 피의 죄가 그들에게서 씻어질 것이다.

9 이렇게 하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무고한 피의 죄를 없애는 것이다.

손을 씻는 의식 — 공동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선언하고 공식적으로 면책을 받는 절차다. 빌라도가 예수의 재판에서 손을 씻은 행위(마태복음 27장 24절)는 이 의식에서 나온 표현이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셈이다.

갈지도 씨 뿌리지도 않은 골짜기 — 경작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장소를 사용한다. 손대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것이 의식의 순수성을 보장한다는 논리다. 수메르와 아카드 문헌에도 이와 유사한 정화 의식이 존재한다.





포로 여인을 아내로

10 네가 원수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 여호와 네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시고, 네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오면,

11 그 포로들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마음이 끌려 아내로 삼고 싶으면,

12 그 여인을 네 집으로 데려오라. 그 여인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으며,

13 입었던 포로 옷을 벗어야 한다. 네 집에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애곡한 후에, 그 여인과 함께하면 그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다.

14 그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야 한다. 돈을 받고 팔지 마라. 그 여인을 종으로 대하지 마라. 이미 그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전쟁 포로 여인에 대한 보호 장치다. 고대 전쟁에서 포로 여인은 즉각적인 성적 착취의 대상이었다. 이 법은 한 달의 애도 기간을 의무화함으로써 강간을 금지하고, 정식 결혼 절차를 요구한다. 또 이후 마음이 바뀌어도 그 여인을 노예로 팔 수 없다. 현대 윤리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당시 시대 맥락에서는 상당한 보호 수준이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의식 — 이에 대한 해석이 나뉜다. (1) 과거 삶을 버리는 변화의 표시 — 새 정체성으로의 전환. (2) 이스라엘 남성의 욕망을 낮추기 위한 장치 — 한 달 후에도 여전히 원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어느 쪽이든 여인의 즉각적 착취를 막는 역할을 한다.





장자권은 빼앗을 수 없다

15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자.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다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들이면,

16 그가 자기 소유를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때 — 사랑하는 자의 아들을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들인 장자보다 앞세워 장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17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소유의 두 배를 줘야 한다. 그가 자기 힘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장자의 권리는 그의 것이다.

장자권 보호 규정 — 이 규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어겨진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섰다. 성경이 이 규정을 명시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이 규정이 얼마나 자주 위협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패역한 아들

18 어떤 사람에게 부모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아들이 있어, 징계해도 말을 안 들으면,

19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성읍 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20 장로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 우리 아들은 패역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탕자이며 술꾼입니다.”

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탈무드(산헤드린 71a)에 따르면 랍비들은 이 법의 적용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왜 이 법이 쓰여 있는가? 연구하고 상을 받으라.” 가르침으로서의 법, 실행 가능성보다 원칙 선언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매달린 자의 저주

22 어떤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리면,

23 시체를 나무에 밤새 두면 안 된다. 그 날 반드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매달린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 —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바울의 논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몸으로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해방된다는 것이다. 신명기의 한 구절이 기독교 속죄론의 핵심 근거가 된 경우다.

나무에 매달리는 것 — 히브리어 ’탈라’는 나무에 매다는 것을 말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인 후 나무에 시체를 매달아 경고 표시로 삼았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이지만, 바울은 이 구절을 연결 고리로 삼았다. 당일 안에 묻는 규정은 지금도 유대교 장례 관습의 기초가 된다.



다음 장 — 잃어버린 가축을 돌려보내야 한다. 여자가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새 둥지를 발견하면 어미를 살려두어라. 새 집에 난간을 세워라. 그리고 혼인 분쟁의 법.




신명기 22장 — 섞지 않는 것들


잃어버린 것을 돌려보내라

1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마라.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2 형제가 가까이 살지 않거나 그가 누군지 모르면 — 그것을 네 집으로 끌어다가 형제가 찾으러 올 때까지 네가 돌봐야 한다. 그런 다음 돌려주어라.

3 그의 나귀도, 옷도,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도 그렇게 해야 한다. 못 본 체해서는 안 된다.

4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마라. 반드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웃 재산을 돌려보내는 의무 — 출애굽기 23장 4~5절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심지어 원수의 가축도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규정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상호 신뢰와 책임을 법제화한 것이다.





구별을 지켜라

5 여자는 남자 물건을 걸치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1) 가나안 제의에서 성별 교환 복장이 일부 신화적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런 의식과의 구별을 명한다는 것. (2) 창조 질서에서의 성별 구분을 존중하라는 원칙으로 읽는 해석. 이 구절은 현대 젠더 논쟁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성경 본문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6 길에서 나무나 땅에 있는 새 둥지를 만났는데 어미가 알이나 새끼 위에 앉아 있으면 —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라.

7 새끼는 가져도 되지만 어미는 반드시 살려서 날려 보내야 한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어미 새를 살려두는 법 — 이 규정은 탈무드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구절 중 하나다. “가장 쉬운 계명과 가장 어려운 계명 모두 같은 보상이 약속된다”는 가르침(아보트 2:1)의 사례로 쓰인다. 어미 새를 살려두는 것은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 번식 능력을 보존하는 것. 마이모니데스는 이 법을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원칙에서 설명했다.

8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라도 지붕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 피의 책임이 네 집에 돌아오지 않도록.

중동 지방에서 평평한 지붕은 생활 공간이다. 잠자리가 되고, 건조대가 되고, 여름엔 시원한 마루가 된다. 난간 의무는 단순한 건축 규정이 아니라 이웃 안전에 대한 책임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현대 건축법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라 할 수 있다.

9 포도원에 두 종류 씨를 뿌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출이 모두 성소에 속하게 된다.

10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라.

11 양털과 베실로 짠 옷 — 섞인 실로 짠 것을 입지 마라.

뒤섞지 않는 법 — 이 세 규정(혼합 씨앗·혼합 동물·혼합 옷감)을 히브리어로 ’킬라임(כִּלְאַיִם)’이라 한다. “두 종류”라는 뜻이다. 레위기 19장 19절에도 같은 규정이 나온다. 이 법의 목적에 대해 학자들은 창조의 카테고리를 유지하는 것, 혹은 가나안 마법 의식에서 이런 혼합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12 입는 겉옷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한다.

술(히브리어 ‘치치트’) — 민수기 15장 38~40절에 처음 명령된다. 유대인 남성이 착용하는 기도 숄(탈리트)의 네 모퉁이에 달린 술이 이것이다. 예수도 이것을 달았다 — 혈루증 여인이 “그의 옷술을 만지면”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마태복음 9장 20절, 마가복음 6장 56절).





혼인 분쟁의 법

13 어떤 사람이 여자와 결혼하여 그녀와 함께한 후 그녀를 싫어하게 되어,

14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그녀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가까이 했더니 처녀가 아니었다”고 하면,

15 그 여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처녀의 증거를 가져다가 성읍 문에 있는 장로들 앞에 내놓아야 한다.

16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해야 한다. “내 딸을 이 남자에게 주었는데 그가 그녀를 싫어하여,

17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당신의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녀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쳐야 한다.

18 성읍 장로들이 그 남자를 잡아 징계해야 한다.

19 은 백 세겔을 물어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줘야 한다. 이스라엘 처녀에게 나쁜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로 머물러야 한다. 그는 평생 그녀를 내보낼 수 없다.

20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라는 증거가 없으면,

21 그 여자를 아버지 집 문 앞으로 데려와서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창녀 노릇을 하여 이스라엘에서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처녀의 증거” — 히브리어로 ‘베툴림(בְּתוּלִים)’. 첫날밤 침상에 피가 묻은 옷을 의미한다. 이것이 법적 증거로 보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녀막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대 의학 지식을 고대에는 알지 못했다. 이 기준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위험한지를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무고한 여인이 거짓 고발로 처형될 가능성이 있는 법 체계다.





간음에 대한 법

22 남자가 유부녀와 함께 누우면 둘 다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23 약혼한 처녀가 성읍 안에 있는데 남자가 그녀와 누우면,

24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여자는 성읍 안에서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25 그러나 남자가 들에서 약혼한 여자를 만나 강제로 그녀와 누우면 — 그 남자만 죽여야 한다.

26 여자에게는 죽을 이유가 없다. 이 사건은 사람이 이웃을 죽이는 것과 같다.

27 그가 그녀를 들에서 만났을 때 그녀가 소리쳤다 해도 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28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남자가 발견하여 붙잡고 그녀와 누워 발각되면,

29 그 남자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줘야 하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가 그녀를 욕보였기 때문에 평생 그녀를 내보낼 수 없다.

이 법들은 현대 독자에게 충격적이다.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대 법 기준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혼전 성관계가 알려진 여성은 결혼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 법은 피해자 여성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최선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 시대의 한계 안에서 가능한 보호 장치였다는 것이다.

30 남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옷자락을 들추지 마라.

“아버지 옷자락을 들추지 마라” —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를 성적으로 취하지 말라는 금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건(창세기 35장 22절)과 관련된 법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근친상간 사건을 책망할 때(고린도전서 5장 1절) 이 배경이 깔려 있다.



다음 장 —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도망 노예 보호. 이자 금지. 서원의 의무. 이웃 밭의 포도는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된다.




신명기 23장 — 회중의 경계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자

1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2 사생자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자손 십 대까지도 들어오지 못한다.

3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자손 십 대까지도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4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맞이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돌에서 온 브올의 아들 발람(Balaam · ㉸ 발라암)을 고용하여 너희를 저주하려 했기 때문이다.

5 그러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6 그들의 평안과 번영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십 대” — 히브리어에서 “십 대”는 실질적으로 “영원히”를 의미하는 관용 표현일 수 있다. 이 규정은 룻기와 긴장 관계에 있다 —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완전히 편입되었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다. 이 규정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는 시대마다 달랐다.

7 에돔 사람을 혐오하지 마라. 그는 네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을 혐오하지 마라. 너는 그 나라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8 그들에게서 삼 대째 태어난 자손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에돔과 이집트의 다른 취급 — 암몬·모압은 열 대까지 금지이지만, 에돔은 사 대, 이집트는 삼 대 후에 허용된다. 에돔(이두매)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다. 이집트는 적이었지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사실이 고려된다. 역사적 관계가 편입 조건에 영향을 준다.





진영의 정결

9 원수를 치려고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피해야 한다.

10 밤에 몽정이 있어 부정해진 사람이 있으면 —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진영으로 돌아오지 마라.

11 저녁에 물로 씻어야 한다. 해가 질 때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다.

12 진영 밖에 화장실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13 도구를 갖고 다녀야 한다. 용변을 볼 때는 구덩이를 파고 용변을 덮어야 한다.

14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원수를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가운데를 걸어 다니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영이 거룩해야 한다. 그분이 네 중에서 부정한 것을 보시고 너를 떠나지 않도록.

군사 위생 규정 — 이 구절은 세계 최초의 군사 위생 법규 중 하나다. 용변 처리를 진영 밖에서 하고 덮도록 한 것은 세균 전파를 막는 효과가 있다. 고대 전쟁에서 전투 사망자보다 전염병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규정의 실용적 효과는 상당했을 것이다. 신학적 근거(하나님이 진영에 함께 계신다)와 위생적 효과가 겹쳐진다.





도망 노예 보호

15 도망쳐 네게 온 주인의 종을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라.

16 그가 선택한 성읍, 그가 살기 좋은 곳에서 네와 함께 살게 해야 한다. 억압하지 마라.

이 규정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메소포타미아와 히타이트 조약에는 도망 노예를 돌려보내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법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자유를 찾아 도망친 노예를 보호하라는 것이다. 이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 이스라엘 내부 노예인지, 다른 민족의 노예인지 — 에 대해 학자들 간 논쟁이 있다. 미국 남북전쟁 시기, 도망 노예를 보호하던 이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삼았다.





창기 금지, 이자 금지

17 이스라엘 여자가 창녀가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남자가 창남이 되면 안 된다.

18 창기가 번 돈이나 개 값은 어떤 서원을 위해서도 여호와 네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여호와 네 하나님이 혐오하시기 때문이다.

“개 값” — 히브리어 ’케렙(כֶּלֶב)’은 개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남창을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이다. 가나안 제의에는 신전 창기(카디셰트)와 남창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그 관행을 금지하고 그 수입을 성전 헌금으로도 받지 않는다.

19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이든 식량이든 이자가 붙는 무엇이든.

20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형제에게는 안 된다.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이자 금지 —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무이자 대출 원칙이다. 이것이 후대 유대교 내부 금융의 기초가 된다.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인들은 이 규정을 들어 고리대금업을 금지했고, 그 결과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다. 이슬람도 리바(이자)를 금지한다 — 이슬람 금융의 토대다.





서원과 이웃 밭

21 여호와 네 하나님께 서원하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실 것이다. 미루는 것은 죄가 된다.

22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없다.

23 네 입으로 한 말은 지켜야 한다. 자발적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말한 대로 행해야 한다.

24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 배부를 만큼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마라.

25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면 손으로 이삭을 뜯어도 된다. 그러나 낫을 대면 안 된다.

이 규정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가 굶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뜯어 먹은 장면(마가복음 2장 23절)이 이 법에 근거한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삭을 뜯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 여부였다.



다음 장 — 이혼서류의 법. 새 장가든 자의 의무. 맷돌 담보 금지. 유괴 금지. 나병. 가난한 품꾼의 삯.




신명기 24장 — 약한 자의 편


이혼서류

1 남자가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것을 발견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면 — 이혼서류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2 그 여자가 집에서 나간 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가,

3 그 둘째 남자도 그녀를 싫어하여 이혼서류를 써서 주고 내보내거나, 그 둘째 남자가 죽으면,

4 처음 내보낸 남자는 그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여호와 앞에 역겨운 일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기업으로 네게 주시는 땅을 죄로 물들이지 마라.

이 구절은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이혼을 논하는 장면(마태복음 19장 1~9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직접 인용된다.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는데 왜 금하냐”고 묻자, 예수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한 것”이라고 답한다. 이 법은 이혼을 제도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수치스러운 것(히브리어 ‘에르밧 다바르’)” — 무엇을 가리키는지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다. 힐렐 학파는 밥을 태우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고, 샴마이 학파는 성적 부정만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이 해석 차이는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혼 사유 논쟁의 원형이다.





새 장가든 남자의 의무

5 새로 아내를 맞이한 남자는 군대에 나가면 안 된다. 어떤 일로도 그에게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일 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이한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한다.

신혼 면제 — 이 규정은 새 가정의 안정을 보장하고 자녀 출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 주로 농한기에 진행되었고, 병역은 모든 성인 남성에게 적용되었다. 이 면제는 결혼 첫 해에 한정된 예외다.





취해선 안 되는 것들

6 맷돌 위짝이나 아래짝을 담보로 잡지 마라. 생명을 담보로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맷돌 — 당시 가정에서 매일 곡식을 갈아 빵을 만드는 도구다. 맷돌이 없으면 식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계 도구를 담보로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생존을 담보로 잡는 것과 같다.

7 이스라엘 자손 중 한 형제를 유괴하여 그를 종처럼 다루거나 판 자는 죽여야 한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8 나병에 걸리면 레위인 제사장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조심하여 지켜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

9 이집트에서 나온 길에 여호와 네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미리암의 나병 —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이 기억은 나병 규정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10 이웃에게 무언가를 빌려줄 때 그것을 잡으려고 집에 들어가지 마라.

11 밖에 서 있어야 한다. 빌린 사람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야 한다.

12 그가 가난하면 그의 담보물을 가지고 자지 마라.

13 해가 질 때 반드시 담보물을 돌려줘야 한다. 그가 자기 옷을 덮고 잘 수 있도록. 그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이 된다.

담보 규정 — 출애굽기 22장 26~27절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가난한 자의 겉옷 한 벌은 낮에는 입고 밤에는 이불로 쓰는 생존 물자다. 이것을 담보로 잡되 밤에는 돌려줘야 한다. 채권자의 권리보다 채무자의 생존이 우선이다.





일꾼의 삯

14 가난한 고용인을 억압하지 마라. 형제든 네 땅 성읍에 사는 외국인이든.

15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삯을 줘야 한다. 그는 가난하여 그 삯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두고 여호와께 호소할 것이고, 그것이 네 죄가 될 것이다.

당일 임금 지급 원칙 — 레위기 19장 13절에도 같은 규정이다. 가난한 일꾼은 그날의 품삯으로 그날의 먹을 것을 산다.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4절도 이 원칙을 들어 불의한 고용주를 책망한다.





연대 처벌 금지

16 아버지는 자녀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자녀도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각자는 자기 죄로 죽어야 한다.

연대 처벌 금지 — 고대 세계에서 반역자나 중죄인의 가족을 함께 처형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었다. 이 규정은 그것을 금한다. 열왕기하 14장 6절에서 왕 아마샤가 이 규정을 따라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하되 그 자녀는 살려둔 것이 기록된다.





나그네·고아·과부 보호

17 나그네나 고아의 재판에서 정의를 왜곡하지 마라.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지 마라.

18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라 명령하는 것이다.

19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한 뭉치를 잊어버리고 왔으면 되돌아가서 가져오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20 올리브 열매를 딸 때 다시 가서 털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야 한다.

21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 다시 훑지 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야 한다.

22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행하라 명령하는 것이다.

이삭 줍기 법(히브리어 ‘레켓’) — 레위기 19장 9~10절, 23장 22절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법이다. 밭 모퉁이를 베지 않고, 수확 후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것은 농부의 의무다. 룻기 전체가 이 법 위에서 진행된다 —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다.



다음 장 — 형제의 의무(레비르 혼인). 정직한 저울. 아말렉을 기억하라.




신명기 25장 — 이름이 끊기지 않도록


매질의 한도

1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재판에 나와 재판관들이 그들을 재판하면 —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

2 악인이 매를 맞을 만하면 재판관이 그를 엎드려 눕히고, 그 앞에서 죄에 따라 적당하게 때리게 해야 한다.

3 사십 대까지 때릴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 이상 때리면 네 형제가 네 눈 앞에서 심하게 상할까 봐.

“사십에서 하나를 뺀 매” — 나중에 랍비들은 39대로 정했다. 혹시 잘못 세어 40을 넘기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 마진으로 하나를 뺀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를 뺀 매를 다섯 번 맞았다”고 기록한다. 이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증거다.





타작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마라

4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 짧은 구절이 두 곳에서 인용된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사역자의 생계 보장 원칙으로 적용한다. “하나님이 소를 걱정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즉, 일하는 자가 그 일에서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는다.





형제의 의무 — 레비르 혼인

5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중 하나가 아들 없이 죽으면 — 죽은 자의 아내가 집안 밖의 낯선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남편의 형제의 의무다.

6 그 여자가 낳는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기지 않도록.

7 그 남자가 형제의 아내를 취하고 싶지 않으면 — 그 형제의 아내가 성문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야 한다. “제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형제의 이름을 잇기를 거부합니다.”

8 성읍 장로들이 그 남자를 불러서 말해야 한다. 그가 “나는 그 여자를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고 버티면,

9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해야 한다. “형제의 집을 세우기 거부한 남자에게는 이렇게 한다.”

10 이스라엘에서 그 가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레비르 혼인(라틴어 ’레비르(levir)’는 남편의 형제) — 히브리어로 ’이붐(יִבּוּם)’이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죽은 남자의 재산과 이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이 제도의 배경 위에 있다. 그 이전에 더 가까운 친족이 먼저 의무를 포기해야 했다.

오늘날 유대교는 이 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탈무드는 이붐보다 신 벗기기 의식(할리차)을 선호하는 쪽으로 무게가 이동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교 공동체는 할리차만 행하고 레비르 혼인은 실행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국가는 1950년 레비르 혼인을 법적으로 폐지했다.

예수와의 논쟁 — 마태복음 22장 23~33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이 규정을 들어 예수를 곤혹스럽게 하려 한다. “일곱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다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냐?” 예수는 “부활 때에는 시집도 장가도 없다”고 답한다.





싸움에서의 과도한 행동

11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그 아내 중 하나가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고 손을 내밀어 그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12 그 여자의 손을 잘라야 한다. 불쌍히 여기지 마라.

이것은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특이한 구절 중 하나다. 구체적인 상황과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신체 절단형은 신명기 전체에서 여기서만 등장한다. 이 구절은 다른 어떤 구절로도 완화되거나 해석되지 않는다.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정직한 저울

13 가방 속에 크고 작은 두 가지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면 안 된다.

14 집에 크고 작은 두 가지 되를 가지면 안 된다.

15 완전하고 정확한 저울추와 되를 써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16 이런 일을 행하는 자, 거짓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 혐오하신다.

정직한 저울 — 레위기 19장 35~36절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잠언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가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거래에서의 정직함을 신학적 의무로 본다. 고대 근동에서 무게 조작은 대표적 경제 사기였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정직한 저울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아말렉을 기억하라

17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Amalek)이 길에서 너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18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네가 지치고 피곤할 때 뒤에서 처진 약한 자들을 쳤다.

19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사방의 원수들에게서 쉼을 얻거든 —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한다. 잊지 마라.

아말렉과의 전쟁 —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나온다. 르비딤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웠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다가 왕위를 잃는다.

“아말렉을 기억하되 그 기억을 지워라” — 이 역설적 명령은 유대교 전통에서 많이 논의된다. 아말렉은 악의 상징이 되었다. 유대교 전통에서 하만(에스더서)은 아말렉 후손으로 묘사된다. 오늘날 많은 랍비들은 아말렉을 특정 민족이 아니라 악 자체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다음 장 — 첫 열매를 바치며 드리는 신앙고백. 십일조 기도. 오늘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신명기 26장 — 첫 것을 들고 서서


첫 열매를 바치며 하는 고백

1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에 살면,

2 그 땅에서 나는 모든 토지 소산의 첫 것을 가져가야 한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3 그때의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오늘 여호와 내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왔음을 선언합니다.”

4 제사장이 네 손에서 바구니를 받아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아야 한다.

5 그리고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소수의 사람으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6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혀 무거운 노역을 시켰습니다.

7 우리가 여호와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역과 압박을 보셨습니다.

8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두려움과 표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9 그리고 이 곳으로 데려와 이 땅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것을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놓고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절해야 한다.

이 고백문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형식 중 하나로 학자들이 꼽는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야곱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의 역사 — 이집트 나그네 생활, 고난, 출애굽, 가나안 정착 — 를 압축한 이 고백을 매년 첫 열매를 바칠 때 낭독하도록 했다. 반복하는 것이 기억을 만든다.

독일 구약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는 1938년 논문에서 이 짧은 고백문(5~9절)을 “역사적 신조(historical credo)”라고 불렀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가장 압축한 형태라는 것이다. 폰 라트는 이 신조가 신명기, 여호수아,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봤다. 이 해석은 20세기 구약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1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 너와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나그네가 함께.





삼 년째 십일조

12 삼 년째 곧 십일조 해에, 네 모든 소산의 십일조를 다 드리기를 마쳤으면 — 그것을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야 한다. 그들이 네 성읍에서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십일조는 매년 바치지 않는다. 신명기의 체계에서 십일조는 1~2년차에는 가족이 중앙 성소에서 소비하고(14장 22~27절), 3년차에는 로컬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7년 주기의 안식년 규정과 결합하여 복잡한 사회적 재분배 체계를 이룬다.

13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거룩한 것을 집에서 다 가져내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잊지도 않았습니다.

14 내가 애도하는 중에 그것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상태로 그것을 내가져 내지 않았으며, 그것을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15 거룩한 처소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복 주소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복 주소서.”

이 기도는 검사를 포함한 고백이다. “나는 규칙대로 했습니다” —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다. 부정한 상태에서 십일조를 내지 않았다는 선언에는 레위기의 정결법이 배경으로 있다.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제의 봉헌을 금하는 규정이다.





언약의 선언

16 오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 명령하셨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고 행해야 한다.

17 오늘 너는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도를 따르고 그의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말씀을 들을 것을 선언했다.

18 오늘 여호와는 너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모든 명령을 지키도록.

19 여호와가 너를 그가 만드신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두셔서 찬송과 이름과 명예를 받게 하시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쌍방 선언 — 17~18절은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서로를 향해 선언하는 구조다. “너는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선언했다 / 여호와는 너를 그의 백성으로 선언하셨다.” 계약의 언어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에서 양측이 서로의 의무를 확인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다음 장 —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율법을 기록하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신명기 27장 — 돌에 새긴 법


에발산의 돌

1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다.

“오늘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

2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날 —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3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면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갈 것이다.

4 요단강을 건넌 후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Ebal · ㉸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5 거기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야 한다. 다듬은 돌로 만들면 안 된다.

6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한다.

7 화목제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8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아주 분명하게 써야 한다.”

에발산 — 세겜(현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나블루스 인근)에 있는 산이다. 그리심산과 마주 보고 있다.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다. 율법을 저주의 산에 세운다는 것은 율법이 축복이자 동시에 경고임을 상징한다.

1982~1989년 이스라엘 고고학자 아담 제르탈(Adam Zertal)이 에발산 정상에서 고대 제단 구조물을 발굴했다. 발굴 보고는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제단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동정에는 학자들 간 논쟁이 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선포

9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여, 조용히 하고 들어라. 오늘 너희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10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율례를 행해야 한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과 저주

11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했다.

12 “요단강을 건너거든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Gerizim · ㉸ 그리짐)산에 서서 백성을 축복하고,

13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여섯 지파씩 두 산으로 나뉘는 이 의식은 여호수아 8장 30~35절에 실제로 실행된다. 세겜은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그 골짜기에서 율법을 낭독하면 양쪽 산에서 메아리처럼 호응하는 구조적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도 그리심산을 성스럽게 여기고 유월절 제사를 그곳에서 드린다.

14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크게 말할 것이다.





저주들

15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 여호와가 혐오하시는 것, 장인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히 세우는 자는.”

온 백성이 응답하여 “아멘.”

16 “아버지나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17 “이웃의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18 “앞 못 보는 자를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19 “나그네, 고아, 과부의 재판을 왜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20 “아버지의 아내와 자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옷자락을 들추었기 때문이다.”

온 백성이 “아멘.”

21 “어떤 짐승과든 자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22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매와 자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23 “장모와 자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24 “은밀히 이웃을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25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26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여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온 백성이 “아멘.”

저주의 목록 구조 — 이 열두 가지 저주는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에서 저주 목록이 나오는 방식과 유사하다. 저주는 신의 이름으로 선언되고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동의(“아멘”)함으로써 구속력을 갖는다. 아멘(אָמֵן)은 “그것이 확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의 히브리어에서 왔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마지막 저주(26절)를 인용한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바울의 논지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속죄론으로 이어진다(갈라디아서 3장 13절).

“은밀히” — 이 목록에서 반복되는 특성은 비밀성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법정이 처벌할 수 있지만, 은밀히 행하는 것은 법망을 피한다. 저주는 그 숨겨진 영역에 작동하는 도덕적 기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



다음 장 — 순종하면 받는 모든 축복, 불순종하면 받는 모든 저주. 역사상 가장 긴 저주 목록.




신명기 28장 — 두 갈래 길의 끝


순종의 축복

1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를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두실 것이다.

2 이 모든 축복이 너에게 임하고 따라잡을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3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4 몸의 열매와 토지의 소산과 가축의 새끼, 소 떼와 양 떼가 복을 받을 것이다.

5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7 여호와께서 네게 대항하여 일어나는 원수들을 네 앞에서 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에게 오지만 일곱 길로 네 앞에서 도망갈 것이다.

8 여호와께서 네 곳간과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실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에서.

9 여호와께서 네가 그의 길을 걷고 명령을 지키면 — 맹세하신 대로 너를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10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에게 불렸음을 볼 것이다. 그들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11 여호와께서 네 몸의 열매와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다.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12 여호와께서 좋은 보물창고인 하늘을 여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실 것이다.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 것이나 꾸지는 않을 것이다.

13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위에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14 오늘 내가 명령하는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축복의 구조 —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성읍과 들, 몸의 산물과 땅의 산물, 원수와 관계한 나라들 — 삶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 이 축복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받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목표이기도 하다.





불순종의 저주

15 그러나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율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따라잡을 것이다.

16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17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 몸의 열매와 토지의 소산, 소 떼의 새끼와 양 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19 들어올 때도 저주를 받고, 나갈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20 여호와께서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보내실 것이다. 너를 멸하고 속히 없애실 것이다. 악한 행위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21 여호와께서 역병을 너에게 붙이실 것이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22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이글거리는 열과 가뭄과 깜부기병과 흰 곰팡이로 칠 것이다. 그것들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23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놋이 되고, 아래 땅은 쇠가 될 것이다.

24 여호와께서 네 땅의 비 대신 가루와 티끌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를 멸할 것이다.

25 여호와께서 원수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실 것이다. 한 길로 나가지만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에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26 네 시체가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27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피부병과 버짐으로 칠 것이다. 나을 수 없을 것이다.

28 여호와께서 미침과 눈멈과 마음의 혼란으로 칠 것이다.

29 낮에도 소경처럼 더듬을 것이다. 하는 일이 형통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약탈당할 것이다. 구원해 줄 자가 없을 것이다.

30 여자와 약혼하면 다른 사람이 그녀와 살 것이다. 집을 지으면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을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31 소는 눈앞에서 도살되어도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다. 나귀는 빼앗겨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양은 원수에게 주어지고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32 아들과 딸은 다른 민족에게 주어지고 눈은 바라보다 지칠 것이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힘이 없을 것이다.

33 네 토지 소산과 수고한 것을 모르는 민족이 먹을 것이다. 억압과 부서짐만 있을 것이다.

34 눈이 보는 것으로 인해 미칠 것이다.

35 여호와께서 무릎과 종아리를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로 칠 것이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36 여호와께서 너와 네 세운 왕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실 것이다. 거기서 나무와 돌 신을 섬길 것이다.

37 여호와께서 너를 몰아가는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저주가 쌓인다

38 많은 씨를 들에 뿌려도 메뚜기가 먹으니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39 포도원을 가꾸고 일해도 포도주를 마시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벌레가 먹을 것이다.

40 올리브 나무가 네 영토에 있어도 기름을 쓰지 못할 것이다. 열매가 떨어질 것이다.

41 아들딸을 낳아도 포로가 되니 네 자녀가 되지 않을 것이다.

42 나무와 땅의 소산은 메뚜기가 차지할 것이다.

43 네 중에 있는 외국인은 점점 높아지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다.

44 그는 네게 꾸어줄 것이나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할 것이다.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45 이 모든 저주가 너를 쫓아와 따라잡고 없어질 때까지 덮칠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46 이것들이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표적과 기적이 될 것이다.

47 모든 것이 넘쳤을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48 굶주림과 목마름과 벌거벗음과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가 보내시는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네 목에 쇠 멍에를 씌우실 것이다. 멸할 때까지.





먼 나라의 침략

49 여호와께서 먼 나라에서 땅끝에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민족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민족을.

50 얼굴이 사나운 민족 — 노인을 존중하지 않고 어린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51 그들이 네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앨 것이다.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소 떼도, 양 떼도 — 없애버릴 것이다. 멸할 때까지.

52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포위하고, 높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온 땅 모든 성읍에서.

53 포위된 고통 중에 여호와 네 하나님이 준 네 몸의 열매 — 네 아들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54 가장 부드럽고 연약하던 남자도 형제와 자기 품의 아내와 남은 자녀들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55 그들이 먹는 자녀의 살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포위된 고통 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56 가장 부드럽고 연약하던 여자 — 발이 땅을 밟아본 적 없는 고이 자란 여자도 자기 품의 남편과 아들딸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57 두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반과 낳은 어린 자식을 숨어서 먹을 것이다. 포위된 고통 중에.

기근 중의 식인 — 이 극한의 묘사는 고대 시리아-팔레스타인 조약 문서의 저주 형식과 유사하다. 비슷한 표현이 BC 7세기 신아시리아 왕 에살핫돈의 계승 조약에도 등장한다. 학자 모쉐 와인펠트(Moshe Weinfeld)는 1972년 저서 『신명기와 신명기 학파』에서 이 저주 목록이 에살핫돈 조약(BC 672년)과 구조적으로 평행함을 상세히 논증했다. 이것은 신명기의 저술 연대와 배경에 대한 학술 논쟁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BC 586년 예루살렘 포위와 함락 때 이런 극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기록이 예레미야 애가에 있다. 애가 4장 10절 “자비로운 여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았다.” 예언이 역사가 된 것인가, 역사가 예언 형식을 만든 것인가 — 학자들의 견해가 나뉜다.





저주의 집결

58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59 여호와께서 너와 네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크고 오랜 재앙, 악하고 오랜 질병.

60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그것들이 네게 달라붙을 것이다.

61 이 율법 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도 여호와께서 보내실 것이다. 멸할 때까지.

62 하늘의 별처럼 많던 너희가 남은 자가 적어질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63 여호와께서 전에 너희를 번성시키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 이제 너희를 멸하고 없애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뽑혀날 것이다.

64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다. 거기서 너도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 신을 섬길 것이다.

65 그 민족들 중에서 쉼이 없을 것이다. 발바닥이 쉴 곳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떨리는 마음과 눈이 상하는 것과 정신의 근심을 주실 것이다.

66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밤낮 두렵고 떨 것이다. 살지 못할 것 같을 것이다.

67 아침에는 “저녁이 됐으면”, 저녁에는 “아침이 됐으면” 할 것이다. 마음에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들로 인해.

68 여호와께서 이집트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 배로. 내가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던 그 길로. 거기서 원수에게 종과 여종으로 팔리려 해도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저주의 목록은 신명기 28장 15~68절로, 54절에 달한다. 축복(1~14절)의 네 배가 넘는 분량이다. 이 불균형 자체가 경고다. 이 구조는 고대 근동 조약에서도 저주가 축복보다 훨씬 긴 것과 일치한다.

역사적 실현 — 유대인들은 이 저주가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아시리아 포로와 BC 586년 남유다의 바빌론 포로로 실현되었다고 읽는다. AD 70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이후 디아스포라(흩어짐)도 이 저주의 연장으로 읽혀왔다. 신명기 역사서(신명기-여호수아-사사기-사무엘-열왕기)의 핵심 신학은 이 축복과 저주의 틀 위에 서 있다 — 순종하면 번성하고, 불순종하면 쇠락하고 결국 포로가 된다.



다음 장 —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한다.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숨겨진 것은 여호와께 속하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




신명기 29장 — 모압의 언약


보이지 않는 것들

1 이것이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 호렙에서 맺은 언약 외에 또 하나.

신명기 29장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새 장의 시작이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29장으로 시작한다. 모압 평야에서의 언약 갱신은 호렙(시내) 언약과 별개의 새 언약이다. 같은 하나님, 같은 백성, 그러나 새로운 상황 — 가나안 진입을 앞에 두고.

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신 것을 너희 눈으로 보았다.

3 큰 시험과 표적과 큰 기적을.

4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5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다.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았다.

6 떡을 먹지 않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7 너희가 이 곳에 이르렀을 때 헤스본(Heshbon)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나 우리가 그들을 쳤다.

8 그들의 땅을 취하여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다.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 4절의 이 말은 충격적이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해를 보류하셨다는 뜻인가? 바울은 로마서 11장 8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 —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다. 이스라엘이 경험을 쌓으면서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진적 계시의 관점, 혹은 순종 없이는 이해도 없다는 관점.





언약의 대상

9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행하는 것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할 것이다.

10 오늘 너희 모두 — 지파 지도자들, 장로들, 관리들, 모든 이스라엘 남자,

11 어린아이들, 여자들, 진영 안의 나그네,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을 긷는 자까지 — 여호와 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12 여호와 네 하나님이 오늘 너와 맺는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맹세로.

13 오늘 너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가 네 하나님이 되시려고.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14 내가 이 언약과 이 맹세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들과만 맺는 것이 아니다.

15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자들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들과도 맺는 것이다.

“오늘 여기 있지 않은 자들” — 언약은 현재 세대에만 아니라 모든 미래 세대에게 효력이 있다. 언약의 시간적 초월성을 선언하는 구절이다. 유대교 전통에서 시내산 언약에 미래의 모든 유대인 영혼이 참여했다고 보는 근거 중 하나가 이 구절이다.





배교의 위험

16 너희가 이집트 땅과 여러 나라를 지나온 것을 알고 있다.

17 그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것,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을 보았다.

18 오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떠나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독초와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자기 마음으로 복을 빌며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면 — 젖은 것과 마른 것이 함께 없어질 것이다.

20 여호와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가 그 사람에게 불붙을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여호와가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우실 것이다.

21 여호와께서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그를 분리하여 해를 입히실 것이다.





미래의 질문

22 뒤에 올 세대 —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외국인이 이 땅의 재앙과 여호와가 내리신 질병을 볼 것이다.

23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온 땅이 유황과 소금으로 타버린 것을 볼 것이다. 씨앗도 안 나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24 모든 민족이 물을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이렇게 하셨는가? 이 큰 진노가 무슨 까닭인가?”

25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실 때 하신 언약을 버리고,

26 가서 알지도 못하고 주시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했기 때문이다.

27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이 땅에 타오르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셨다.

28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함과 큰 노여움으로 그들을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로 내던지셨다 — 오늘과 같이.”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

29 숨겨진 것들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 드러난 것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다 —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도록.

29절은 신명기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숨겨진 것은 여호와께 속하고,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뜻 중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의 책임은 알 수 있는 것 —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호기심보다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

이 구절은 종종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 의지 논쟁에서 인용된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 그것은 숨겨진 영역이고, 우리는 드러난 것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답이다.



다음 장 — 돌이켜 오면 회복될 것이다. 생명과 사망, 두 가지를 네 앞에 두겠다. 선택은 너의 것이다.




신명기 30장 — 생명과 사망


돌아오면

1 이 모든 말 — 축복과 저주, 내가 네 앞에 둔 것들이 네게 임하고,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를 쫓아낸 모든 나라에서 네가 그것들을 마음에 두면,

2 여호와 네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 너와 네 자손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것을 따라 그의 말씀을 들으면,

3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포로 된 것을 돌이키고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를 흩으신 모든 민족 중에서 다시 너를 모으실 것이다.

4 네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해도 — 거기서도 여호와 네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다. 거기서도 불러내실 것이다.

5 여호와 네 하나님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네가 차지할 것이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다.

6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려고. 네가 살 수 있도록.

“마음의 할례” —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처음 등장한다(10장 16절에 이미 나왔다).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돌 판이 아닌 마음에 쓴 율법”이라고 한다(예레미야 31장 31~34절). 에스겔은 “돌 같은 마음을 빼고 살 마음을 주겠다”고 한다(에스겔 36장 26절).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참 유대인의 표시라고 한다. 하나님이 직접 마음을 바꾸신다는 이 선언은 자력 순종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7 여호와 네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를 너를 미워하고 박해한 원수들에게 돌리실 것이다.

8 너는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9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손이 하는 모든 일과 몸의 열매와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다시 너를 기뻐하사 복을 주실 것이다.

10 여호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면.





멀리 있지 않다

11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너에게 너무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도 않다.

12 하늘에 있지 않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가져다줄까, 우리가 들을 수 있게”라고 할 필요가 없다.

13 바다 너머에 있지 않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너머로 건너가 우리에게 가져다줄까, 우리가 들을 수 있게”라고 할 필요가 없다.

14 말씀이 네 매우 가까이 있다 — 네 입에, 네 마음에. 행할 수 있도록.

“멀리 있지 않다” — 이 구절은 율법을 탁상공론이나 신학적 추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선언한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6~8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적용한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 그리스도를 모셔오려는 것이고,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선언을 복음의 가까움으로 읽는다.





생명과 사망

15 보라 — 오늘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선, 사망과 악을 두었다.

16 내가 오늘 명령하는 것 —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르고 그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 네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17 그러나 마음이 돌아서서 듣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18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인으로 삼는다.

19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을 택해라. 너와 네 자손이 살도록.

20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붙들어라. 그것이 네 생명이고, 네 날의 길이다.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살도록.

“생명을 택해라” — 이 구절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한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만든다는 신학이다. 동시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야 한다는 6절과 긴장 관계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 이 긴장이 신명기의 심장이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에서 신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관행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다신론의 신들 대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운다. 모세의 노래(32장)도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로 시작한다.



다음 장 —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긴다. 율법서를 기록하여 레위인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 마지막 말씀을 전하신다.




신명기 31장 — 다음 사람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서다

1 모세가 가서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2 “내가 오늘 백이십 세다.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다. 여호와께서 내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3 여호와 네 하나님이 친히 네 앞에 건너가실 것이다. 네 앞에서 그 민족들을 멸하시면 네가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네 앞에 건너갈 것이다.

4 여호와께서 아모리 왕 시혼과 옥 — 그들의 땅에서 — 에게 하신 것처럼 그 민족들에게 하실 것이다.

5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해야 한다.

6 담대하고 강해야 한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말했다.

“담대하고 강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땅을 이 백성에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야 한다.

8 여호와가 앞서 가시며 함께 계신다.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담대하고 강해야 한다(히브리어 ‘하자크 베에마츠’)” — 이 말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세 번 반복한다. 이스라엘 군사 전통에서 이 표현은 군대 전투 구호로도 쓰인다. 현대 이스라엘의 군사 문화에서도 ’하자크(강해라)’는 격려의 말로 쓰인다.





율법서를 기록하다

9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10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7년마다 — 면제년, 초막절 정기에,

11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 앞에 나타날 때 —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이 듣도록 낭독해야 한다.

12 남자, 여자, 어린아이, 네 성읍 안에 있는 나그네를 모아야 한다. 그들이 들어서 배우고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13 또한 그들의 자녀들 —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여호와 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요단을 건너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사는 날 동안.”

7년마다 낭독하는 율법 — 이것은 신명기 율법의 공공 교육 시스템이다. 성전 앞마당에서 전 국민이 율법을 함께 듣는다. 어린이도 포함된다. 현대 학교 교육 이전에 지식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성인도 어린이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이 공동 기억을 형성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다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호수아를 불러 회막에 함께 서게 해라. 그에게 명령하겠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서 회막에 섰다.

15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회막에 나타나셨다.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위에 서 있었다.





배반의 예고

1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곧 조상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이 일어나 들어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라 음행을 저지를 것이다.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17 그 날 내 진노가 타오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이 삼켜질 것이다. 많은 재앙과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 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닥쳤다’고 말할 것이다.

18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한 모든 악으로 인해 그 날 내가 분명히 내 얼굴을 숨기겠다.

19 그러므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 그들 입에 두어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20 내가 맹세한 그 땅으로 데려가면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 먹고 배부르게 되면 살찌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섬기고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21 많은 재앙과 환난이 그들을 덮칠 때 이 노래가 그들을 고발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그들 자손의 입에 있을 것이다. 아직 그들이 들어가기 전 — 오늘 맹세하기도 전 — 그들이 무엇을 꿍꿍이하는지 내가 안다.”

22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23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담대하고 강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언약궤 옆에

24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책에 다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25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했다.

26 “이 율법 책을 여호와 네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라. 거기서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27 내가 너희의 반역과 목이 곧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오늘도 여호와를 거슬러 반역했다.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겠느냐.

28 모든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내 앞에 모아라. 이 말씀을 그들이 듣도록 하고, 하늘과 땅을 그들을 향하여 증인으로 삼겠다.

29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반드시 타락할 것을 안다. 내가 명령한 길에서 떠날 것이다. 나중 날에 재앙이 너희를 닥칠 것이다 —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손의 행동으로 그를 격노하게 했기 때문에.”

30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했다.



다음 장 —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 시 중 하나로 꼽힌다. 여호와의 단독성, 이스라엘의 배반, 심판, 그리고 회복.




신명기 32장 — 모세의 노래


하늘이여, 들어라

1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겠다. 땅이여, 내 입의 말을 들어라.

2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다. 풀 위의 가는 비처럼, 채소 위의 단비처럼.

3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돌려라.

4 그는 반석이시다. 그의 일은 완전하다. 그의 모든 길은 공의다. 신실하신 하나님 — 거짓이 없으시다. 의로우시고 바르시다.

5 그들이 그를 향해 타락했다 — 그의 자녀가 아닌, 결함 있는 세대.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세대.

6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여,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는가? 그가 네 아버지이시며 너를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가 너를 지으시고 세우지 않으셨느냐?

모세의 노래(히브리어 ‘하지누’) — 신명기 32장은 성경 시문학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학자들이 평가한다. 언어학적 분석으로 BC 12~11세기의 고풍스러운 히브리어 표현들이 확인된다. 이 노래는 죽기 전 모세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견하며 부른 것으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배반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대비시킨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 그가 말해줄 것이다. 장로들에게 물어봐라 — 말해줄 것이다.

8 지극히 높으신 이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줄 때, 인류를 나눌 때 — 이스라엘 자손의 수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9 여호와의 몫은 그의 백성이다. 야곱은 그의 기업의 줄.

10 그가 야곱을 광야의 땅에서 발견하셨다. 짐승이 울부짖는 황폐한 들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11 독수리가 둥지를 흔들고 새끼 위를 맴돌며 날개를 펴서 받으며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

12 여호와만이 그를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다.

“눈동자처럼” — 히브리어 ’이숀 아인’은 문자적으로 “눈의 작은 자”다. 눈동자는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빠르게 보호되는 기관이다. 이 표현은 시편 17편 8절에도 나온다. 최대한의 주의와 보호를 나타내는 은유다.





풍요 속의 배반

13 그가 그를 땅의 높은 곳을 밟게 하셨다. 들의 소산을 먹게 하셨다. 반석의 꿀을 빨게 하시고, 굳은 바위의 기름을 빨게 하셨다.

14 소의 버터와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숫양과 염소, 밀의 최상품을 먹게 하셨다. 붉은 포도즙을 마시게 하셨다.

15 여수룬이 살찌자 발로 찼다. 살찌고, 두꺼워지고, 윤기가 났다.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를 구원하신 반석을 가볍게 여겼다.

16 다른 신들로 그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역겨운 것들로 그를 격노하게 했다.

17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 신도 아닌 것들에게.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새로 들어온 신들에게.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18 너를 낳으신 반석을 저버렸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었다.

“여수룬(Jeshurun)” — 이스라엘의 시적 이름이다. “정직한 자”라는 뜻으로, 이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신명기 33장 5절, 26절, 이사야 44장 2절에도 나온다. 여기서는 아이러니하게 쓰인다 — “정직한 자”여야 할 이스라엘이 풍요 속에서 배반했다는 것이다.

풍요가 배반을 낳는다는 역설 — 광야의 고통 중에는 여호와를 찾았지만,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는 여호와를 잊었다.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패턴이다. 신명기 역사서 전체의 심층 논리다. 풍요와 신앙의 관계에 대한 고대의 성찰이다.





심판의 선언

19 여호와께서 보시고 혐오하셨다. 아들딸의 도발로 인해 노하셨다.

20 “내 얼굴을 숨기겠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그들은 뒤틀린 세대, 신실함이 없는 자녀들이다.

21 그들이 신도 아닌 것으로 나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헛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했다. 그러면 나도 백성도 아닌 것으로 그들을 질투하게 만들겠다. 어리석은 나라로 그들을 격노하게 하겠다.

22 내 진노의 불이 타올랐다. 지옥의 깊은 곳까지 타들어 간다. 땅과 그 소산을 삼키고, 산들의 기초에 불을 붙였다.

23 재앙들을 그들 위에 쌓겠다. 내 화살들을 다 그들에게 쏘겠다.

24 굶주림으로 야위게 만들겠다. 열병과 쓴 역병으로 갉아먹겠다. 들짐승의 이빨과 흙을 기어다니는 것들의 독을 보내겠다.

25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두려움이. 청년과 처녀, 젖먹이와 백발 노인 모두.”





원수의 오해, 하나님의 계획

26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했다. 인간 기억에서 그들을 지우겠다고.

27 원수의 도발이 두렵지 않았다면. 대적들이 오해할까 봐 — “우리 손이 이겼다. 여호와가 한 것이 아니다.”

28 그들은 모략이 없는 나라다. 그들 속에 이해가 없다.

29 그들이 지혜로워서 이것을 이해했다면! 그들의 마지막을 생각했다면!

30 어떻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쫓겠는가? 그들의 반석이 팔지 않았다면, 여호와가 넘기지 않으셨다면.

31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다. 원수들도 이것을 인정한다.

32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고모라의 밭에서 온 것이다. 그들의 포도는 독 포도, 포도송이는 쓰다.

33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 독사의 끔찍한 독이다.





심판과 회복

34 이것이 내 앞에 쌓여 있지 않으냐? 내 창고에 봉인되어 있지 않으냐?

35 보복은 내 것이다. 내가 갚겠다. 그들의 발이 비틀거릴 때가 가까웠다. 재앙의 날이 다가온다. 준비된 것들이 빨리 온다.

36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해 재판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을 위해 뜻을 바꾸실 것이다. 그들의 힘이 빠져나가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지 않음을 볼 때.

37 그때 그가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38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전제의 포도주를 마시던 신들이 — 일어나서 너희를 도와라. 너희를 보호해라.”

39 보라 — 나, 나만이 그다. 나 외에 신이 없다. 내가 죽이고 살린다. 내가 치고 고친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40 나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고.”

41 번쩍이는 칼을 갈면 — 내 손이 심판을 잡으면 — 대적들에게 보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갚겠다.

42 내 화살을 피로 취하게 만들겠다. 칼이 고기를 먹을 것이다. 죽은 자와 포로의 피로, 원수의 지도자들의 긴 머리로.

43 민족들이여, 그의 백성과 함께 외쳐라. 그가 자기 종들의 피를 보복하실 것이다. 대적들에게 보복하고, 그 백성의 땅을 속하실 것이다.

39절 “나만이 그다” — 히브리어 ’아니 아니 후’는 “나, 나, 그다”다. 제2 이사야(이사야 43장 10~13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 이스라엘 신학에서 여호와의 단독성을 가장 강력하게 선언하는 형식이다. 이것이 엄격한 유일신론의 뿌리다.

35절 “보복은 내 것이다” —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10장 30절에서 인용한다.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다”는 개인이 보복하지 말라는 권면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갚으려 할 필요가 없다.





노래를 마치고

44 모세가 와서 눈의 아들 호세아와 함께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했다.

45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다 말하기를 마쳤다.

46 그들에게 말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야 한다.

47 이것이 너희에게 빈 말이 아니다 —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요단을 건너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48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49 “모압 땅 여리고 맞은편 아바림(Abarim)산 — 느보(Nebo)산으로 올라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보아라.

50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조상들에게로 간 것처럼 너도 올라가는 그 산에서 죽어 조상들에게로 가라.

51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신 광야 므리바 가데스 물가에서 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2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멀리서 볼 것이다.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한 이유 — 민수기 20장 2~13절의 므리바 사건이다.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지팡이로 쳤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이지만 — 지도자의 대표성이 공동체를 구속한다는 논리다. 이 이야기는 독자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남긴다. 40년을 인도한 사람에게 이런 결말이 공정한가? 성경은 답하지 않는다.



다음 장 — 모세가 죽기 전 열두 지파를 차례로 축복한다. 야곱의 축복(창세기 49장)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지파 축복.




신명기 33장 — 모세가 남긴 말들


마지막 축복

1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이다.

2 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그들에게 솟아오르셨다.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셨다.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셨다. 그의 오른손에서 불 같은 율법이 나왔다.

3 그가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의 거룩한 자들이 그의 손 안에 있다. 그들이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받았다.

4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했다. 야곱 회중의 기업이다.

5 여수룬에 왕이 있으니 — 백성의 지파장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함께 모일 때.”

모세의 축복 —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과 구조가 유사하다. 열두 지파를 차례로 축복하는 형식. 그러나 야곱의 축복과 달리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다 —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성경 학자들은 시므온이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르우벤

6 “르우벤이 살아있게 하소서 — 죽지 않게 하소서. 그의 사람이 적더라도.”

르우벤 지파에 대한 축복은 짧고 소박하다. “살아있게 하소서”는 거의 생존 기원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에 정착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점점 존재감이 약해졌다. 조상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것(창세기 35장)이 장자권을 잃게 된 배경이다.





유다

7 유다에 대한 것은 이렇다.

“여호와여, 유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로 데려오소서.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당신이 그의 원수를 도와주소서.”





레위

8 레위에 대해 말했다.

“당신의 둠밈과 우림이 당신의 신실한 자에게 속한다. 맛사에서 시험하신 자, 므리바 물에서 다투신 자.

9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알지 못한 것은 — 당신의 말씀을 지켰고 당신의 언약을 보전했기 때문이다.

10 그들이 야곱에게 당신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율법을 가르칠 것이다. 당신 앞에 분향하고, 당신의 제단에 번제를 드릴 것이다.

11 여호와여, 그의 재물에 복을 주소서. 그의 손의 일을 기쁘게 받으소서. 그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소서.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레위 축복의 핵심 — 금송아지 사건(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인들이 동족을 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결단이 여기서 축복의 근거가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가족 충성보다 위에 있다는 선언이다.





베냐민

12 베냐민에 대해 말했다.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가 그 곁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여호와가 그를 하루 종일 덮으실 것이다. 그가 어깨 사이에 머물 것이다.”

“어깨 사이” —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영토에 위치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된다. 성전산이 베냐민의 “어깨” 위에 있는 셈이다.





요셉

13 요셉에 대해 말했다.

“그의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기를 — 하늘의 이슬과 아래에 있는 깊은 물과

14 해가 내는 최상의 열매, 달이 내는 것,

15 옛 산의 최상의 것, 영원한 언덕의 최상의 것,

16 땅과 그 충만한 것의 최상의 것. 가시떨기 가운데 계신 분의 은혜 — 형제들의 머리에, 형제들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 것이다.

17 그의 맏이 소의 위엄이 그의 것이다.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다. 그것들로 모든 민족을 함께 받아치겠다. 땅 끝까지 — 에브라임의 수만 명을, 므낫세의 수천 명을.”

“가시떨기 가운데 계신 분” — 출애굽기 3장의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 호칭은 요셉 지파에 특별한 신학적 연결을 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다. 이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파가 된다.





스불론과 잇사갈

18 스불론에 대해 말했다.

“스불론이여, 나가는 것을 기뻐하라. 잇사갈이여, 장막 안에서 기뻐하라.

19 그들이 산들로 백성들을 부를 것이다.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다의 풍요와 모래에 숨겨진 보물을 빨 것이다.”

스불론은 바다로, 잇사갈은 땅으로 향하는 지파의 특성이 표현된다. 스불론은 지중해 연안, 잇사갈은 이스르엘 평야에 위치했다. “모래의 보물”은 지중해 해변에서 얻는 자색 염료 산업을 가리킬 수 있다.





갓

20 갓에 대해 말했다.

“갓을 넓히시는 분이 복을 받으신다. 갓이 암사자처럼 엎드렸다. 팔과 머리를 찢는 자처럼.

21 자기를 위해 첫째 것을 보았다 — 거기 통치자의 몫이 숨겨져 있었으므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왔다.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의 의를, 여호와의 공의를 행했다.”





단

22 단에 대해 말했다.

“단이 바산에서 뛰어오르는 사자 새끼다.”





납달리

23 납달리에 대해 말했다.

“납달리여, 은혜가 넘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바다와 남쪽을 차지하라.”





아셀

24 아셀에 대해 말했다.

“아셀이 아들들 중에서 복을 받는 자다.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발을 기름에 담글 것이다.

25 네 빗장은 철과 놋이다. 네 날들처럼 힘이 있을 것이다.”





여수룬 같은 하나님

26 여수룬이여 —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늘을 타고 네게로 오시고, 그의 위엄 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

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피난처시고, 영원한 팔이 아래에 있다. 그가 원수를 네 앞에서 쫓아내시고 “멸하라”고 말씀하셨다.

28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주할 것이다. 야곱의 샘은 홀로 있을 것이다. 곡식과 포도주의 땅.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

29 이스라엘이여, 너는 복이 있다. 여호와에게 구원받은 백성이여.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 너를 위한 영광의 칼이시다. 네 원수들이 너에게 굽실거릴 것이다.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모세의 마지막 말 —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과 비교할 때, 모세의 축복은 더 신학적이다. 야곱의 축복이 각 지파의 특성과 운명을 말한다면, 모세의 축복은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한다. 시작(2절)과 끝(29절)이 여호와의 행동으로 감싸여 있다. 지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

시므온의 부재 — 12지파 중 시므온이 없다. 여호수아 이후 역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영토 안에 흡수된다. 모세가 이 시대를 예견했는지, 아니면 이 본문이 그 역사를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음 장 —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 그 무덤을 아무도 모른다.




신명기 34장 — 느보산에서


올라가서 보다

1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여리고 맞은편 느보(Nebo)산 — 비스가(Pisgah)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 길르앗(Gilead)에서 단(Dan)까지,

2 온 납달리(Naphtali)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의 유다 온 땅,

3 네겝(Negeb)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Jericho) 평야 — 소알(Zoar)까지.

4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네 눈으로 보게 했지만 거기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가 올라간 느보산 — 현재 요르단 땅에 있다. 해발 817미터. 날이 맑으면 예루살렘과 사해, 요단강 계곡, 먼 곳은 지중해까지 보인다고 한다. 오늘날 느보산 정상에는 작은 교회가 있고 모세를 기념하는 청동 뱀 조각상이 서 있다. 매년 순례자들이 찾는 곳이다.

“네 눈으로 보게 했다” —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것이다. 직접 밟게 하시지는 않지만, 보게는 하셨다. 이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 위로인지 마지막 선물인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독자가 느끼는 감정으로 남겨둔다.





모세의 죽음

5 이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6 그가 모압 땅 벳브올(Beth-peor)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 이것은 의도적인 비밀일 수 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면 이스라엘이 그것을 성지로 삼고 우상숭배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기셨다고 설명한다. 탈무드(소타 14a)는 “여호와가 묻으셨다”고 해석한다.

이슬람 전승 — 이슬람에서도 모세(아랍어로 ‘무사 Musa’)는 중요한 예언자다. 꾸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언자가 모세다. 이슬람 전승에서도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예언자로 기억된다. 요르단 느보산 근처에는 모세를 기리는 이슬람 성소 ’마캄 무사’가 있다.

유대교의 모세 이해 — 유대교에서 모세는 ’라베누(Rabbenu — 우리의 스승)’로 불린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 율법 수여자. 유대 전통 기도문에서 모세는 신격화되지 않는다. 반면 그를 능가하거나 대체하는 예언자가 올 수 없다는 입장을 마이모니데스의 13원칙(9번째)에서 천명한다. 이것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교의 신학적 입장 중 하나다.





백이십 세의 눈

7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백이십 세였다. 그러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 히브리어 ’라아브 레아흐’는 “활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모세는 육체적 노쇠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때가 되어 죽었다. 이것이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이다.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삼십 일 동안 울었다.

그 후에 모세를 위한 애곡의 날이 끝났다.





여호수아로 이어지다

9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모세가 그에게 안수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0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 여호와가 그와 얼굴을 맞대고 아셨던 것처럼.

11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모든 신하와 온 땅에 행하게 하신 모든 표적과 이적,

12 모세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행한 크고 두려운 일들에서 —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없었다.

“얼굴을 맞대고” —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여호와가 모세에게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민수기 12장 8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다. 다른 예언자들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모세는 직접적으로 만났다. 이 차별성이 모세의 고유한 위치를 만든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 이 문장은 과거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기록될 시점에 이미 모세의 죽음은 먼 과거가 되었다는 뜻이다.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손으로 기록되었다면 이 표현은 불가능하다. 신명기의 저작 시기와 저자 문제에 대한 학술 논쟁의 핵심 근거 중 하나다. 전통적 유대·기독교 해석은 모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미리 예언적으로 기록했다고 본다. 역사비평학은 이 부분이 후대 편집자의 손으로 추가되었다고 본다.

신명기의 끝, 토라의 끝 — 신명기는 모세 오경(토라)의 마지막 책이다. 유대교에서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모세의 죽음으로 끝난다. 유대교 회당에서 매년 초막절 마지막 날(심핫 토라, “율법의 기쁨”)에 신명기의 마지막을 읽고, 곧바로 창세기 1장을 펼쳐 다시 시작한다. 끝이 새 시작이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일어나라”(여호수아 1장 2절). 모세의 죽음이 새 시대의 시작이다. 성경의 서사는 멈추지 않는다.



신명기 끝.


[image: 여호수아 표지]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 — 약속의 땅을 손에 넣다.




여호수아 조망

여호수아는 모세 사후 새 지도자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 땅을 분배하는 책이다. 라합의 신앙, 무너지는 여리고 성벽, 아이성의 패배와 회복, 기브온과의 속임수 조약, 멈춘 태양, 가나안 분배, 마지막 세겜 언약까지 — 약속의 성취와 동시에 새 책임의 시작을 다룬다.


1부 · 강을 건너 (1~5장)

여호수아 임직, 라합, 요단 도하



2부 · 정복 (6~12장)

여리고, 아이, 기브온, 멈춘 태양



3부 · 분배 (13~21장)

지파별 영토 할당, 도피성, 레위 성읍



4부 · 마지막 언약 (22~24장)

동편 지파 귀환, 세겜 갱신




여호수아 1장 — 일어나 건너라


모세가 죽었다

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여호와가 모세의 부관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 ㉸ 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일어나라. 이 요단 강을 건너라. 너와 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여호수아(יְהוֹשׁוּעַ)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헬라어로는 ’이에수스(Ἰησοῦς)’, 한국어 음역으로는 ’예수’와 어원이 같다. 신약 히브리서 4장 8절은 이 둘을 같은 이름으로 나란히 언급한다.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4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Euphrates)까지, 헷 사람의 온 땅과 해 지는 편 큰 바다까지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5 네 평생에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6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할 땅을 —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 네가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7 오직 강하고 매우 담대하라.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거기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 형통할 것이다.

8 이 율법책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밤낮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성공할 것이다.

9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חֲזַק וֶאֱמָץ, 하자크 베에마츠)” — 이 명령이 1장에서만 세 번 반복된다(6절, 7절, 9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임명할 때도 같은 말을 쓴다(신명기 31장 23절). 반복은 의도적이다. 새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군사력이 아니라 두려움을 다스리는 내면의 힘임을 암시한다.





사흘 안에

10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

11 “진영 가운데로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해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 강을 건널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것이다.’”

12 여호수아가 르우벤(Reuben)과 갓(Gad) 지파와 므낫세(Manasseh) 지파 절반에게 말했다.

13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14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과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강 동편 땅에 머물러라. 하지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너희는 모두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야 한다. 그들을 도와야 한다.

15 여호와가 너희처럼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실 때까지. 그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후에야 너희는 돌아와도 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강 이편 해 뜨는 쪽에서 너희에게 준 땅, 너희 자신의 유산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 강 동편 땅을 받았다(민수기 32장). 그러나 서편 정복이 완료될 때까지 군사로 참여하는 조건이었다. 동편에 남겨진 가족들은 수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도록 보내시든 가겠습니다.

17 모세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18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 새 지도자의 권위는 이전 지도자와의 연속성에서 나온다. 이스라엘은 인물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전달된 명령을 따랐다. 지도자가 교체되어도 그 흐름은 이어진다는 선언이다.

다음 장 —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다. 그들은 한 여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 여인은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다.




여호수아 2장 — 창문에 달린 붉은 줄


두 사람을 보내다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Shittim)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몰래 보냈다.

“가서 그 땅을 보라, 특히 여리고(Jericho · ㉸ 예리코)를.”

두 사람이 가서 라합(Rahab · ㉸ 라하브)이라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잤다.

여리고(יְרִיחוֹ)는 요단 강 서편, 사해 북쪽 끝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현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예리코(Jericho)가 그 자리다. 해발 마이너스 260미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유적지 중 하나로, 기원전 9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주 흔적이 발굴되었다.

2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보십시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온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여기 왔습니다.”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네게 온 자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온 자들이다.”

4 그 여자가 두 사람을 숨겼다.

그리고 말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지 알지 못했습니다.

5 성문을 닫을 어두울 때쯤 그들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라합은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올려 거기에 늘어 놓은 삼(亞麻) 대 속에 숨겨 두었다.

7 왕의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 요단 나루까지 쫓아갔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았다.





라합의 고백

8 두 사람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 그들에게 말했다.

9 “나는 여호와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너희 앞에서 떨고 있다.

10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말린 것을 우리가 들었다. 요단 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도 들었다.

11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아무도 기운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12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친절히 대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히 대하겠다고 여호와로 맹세해라. 나에게 확실한 징표를 줘라.

13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과 자매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라.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라.”

라합의 신앙 고백 —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은 당시 가나안의 다신 숭배 문화에서 비롯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신앙 고백과 거의 같은 표현이다. 이방인 라합의 고백이 이스라엘 모세의 선포와 같다.





붉은 줄

14 두 사람이 라합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네 대신 맹세한다. 만일 네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겠다.”

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보냈다.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고, 성벽 안에 살고 있었다.

16 라합이 그들에게 말했다.

“산으로 가라. 쫓아오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사흘을 숨어 있어라. 그 후에 네 길을 가라.”

17 두 사람이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이 맹세에서, 우리가 죄가 없게 하려면 이래야 한다.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어 두어라. 그리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네 아버지의 온 식구를 네게로 모아 두어라.

19 집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의 피는 그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무죄다. 그러나 네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대는 자가 있으면 그 피는 우리 머리 위에 있다.

20 그러나 만약 네가 우리 일을 누설하면, 우리는 네가 우리에게 맹세하게 한 그 맹세에서 벗어난다.”

21 라합이 말했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보내 가게 했다. 그들이 떠난 뒤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두었다.

붉은 줄 — 히브리어 “티크바트 훗 하샤니(תִּקְוַת חוּט הַשָּׁנִי)”, 붉은 실의 줄. ’티크바’는 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소망·기대라는 뜻이기도 하다. 붉은 줄이 라합에게는 구원의 표시였고, 본문은 그 이중 의미를 의도한다. 기독교 독자들은 이것을 유월절 문설주의 피와 함께 읽어왔다 — 죽음을 피하게 하는 표식.





사흘 뒤

22 두 사람이 떠나 산으로 갔다. 쫓아오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있었다. 쫓는 자들이 온 길로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

23 두 사람이 돌아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왔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했다.

24 “여호와가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 앞에 떨고 있습니다.”

라합은 마태복음 1장 5절의 예수 족보에 등장한다 —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방인 여성이자 창녀였던 라합이 유대인 메시아의 직계 조상이 된다. 야고보서 2장 25절과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녀를 믿음의 모범으로 나란히 인용한다. 행동이 믿음의 증거였다.

다음 장 — 사흘 후, 이스라엘이 요단 강에 이른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강이 멈춘다.




여호수아 3장 —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은 순간


싯딤을 떠나다

1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싯딤(Shittim)을 떠났다.

요단 강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머물렀다.

2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진영 사이로 지나가며

3 백성에게 명령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자리를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를 약 이천 규빗쯤 두어라.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그래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것이다. 너희가 전에 이 길로 지나가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2천 규빗은 약 900미터다. 언약궤와의 거리를 지키는 것은 성과 속의 경계를 유지하는 의식이다. 동시에 실용적이다 — 수십만 명의 무리가 움직일 때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멀리서도 보이게 하려면 간격이 필요했다.

5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6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오늘부터

7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8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요단 강 가까이 이르거든 요단 강 물가에 서 있으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여기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10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가 너희 앞에서 가나안(Canaan) 사람, 헷(Hittite · ㉸ 히타이트) 사람, 히위(Hivite) 사람, 브리스(Perizzite) 사람, 기르가스(Girgashite) 사람, 아모리(Amorite) 사람, 여부스(Jebusite)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이 일로 알 것이다.

11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 강을 건너갈 것이다.

12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아라.

13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메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 물에 닿는 순간 — 요단 강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일 것이다.”





물이 멈추다

14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15 궤를 멘 자들이 요단 강에 이르렀다.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다.

요단 강은 추수철 내내 언덕까지 넘쳐흘렀다.

“추수철 내내 언덕까지 넘쳤다” — 봄철 헤르몬 산의 눈이 녹아 내려오면 요단 강이 불어난다. 보리 추수는 보통 3~4월이다. 즉 이 도하는 강이 가장 거셀 때 일어났다. 바닥을 드러낸 여름의 강이 아니었다.

16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다.

아담(Adam) 성읍 — 사르단(Zarethan) 가까이에 있는 성읍 — 에서 한 무더기로 쌓였다.

아래로 사해(Salt Sea)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겼다.

백성이 여리고(Jericho) 맞은편 요단 강을 건넜다.

17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강 마른 땅 가운데 굳게 섰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모든 백성이 요단 강을 다 건넜다.

아담 성읍은 현대 지명으로 다미야(Damieh, 요르단)에 해당한다. 이 지점에서 요단 강의 강둑이 무너지거나 수로가 막혀 흐름이 차단된 사례가 역사상 기록된 바 있다. 1267년 마믈루크 시대에도, 1927년 지진으로도 같은 지점에서 요단 강이 막혔다. 본문은 이 사건의 원인을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 타이밍 — 제사장의 발이 닿은 바로 그 순간 — 을 강조한다.

다음 장 — 마른 강바닥에서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운다. 기념의 언어가 시작된다.




여호수아 4장 — 강바닥의 열두 돌


기념비를 세워라

1 온 백성이 요단 강을 다 건넌 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백성 중에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열두 명을 뽑아라.

3 그들에게 명령해라.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 강 한가운데, 그 발이 딛고 서 있는 곳에서 돌 열두 개를 가져와라. 너희가 오늘 밤 머물 곳에 그것들을 가져다 두어라.’”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준비시킨 열두 명을 불렀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을 지나 요단 강 한가운데로 가라. 이스라엘 자손 지파 수대로 각자 어깨에 돌 한 개씩을 져라.

6 이 돌들이 너희 가운데 표징이 될 것이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7 너희가 그들에게 알려 주어라. ‘요단 강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궤가 요단 강을 건널 때 요단 강 물이 끊어졌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기념의 언어 구조 — “훗날 자녀들이 묻거든.” 히브리 기억의 전달 방식이다. 유월절, 유월절 만찬, 십계명 — 반복되는 패턴은 같다. 사건을 물건에 연결하고, 그 물건 앞에서 질문을 유발하고,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이동하게 한다.





열두 돌을 놓다

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열두 개의 돌을 요단 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왔다. 그것들을 가져가 자기들이 머문 곳에 두었다.

9 또 여호수아가 요단 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열두 개를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다.

10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 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백성이 서둘러 건넜다.

11 온 백성이 다 건넌 뒤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건넜다.

12 르우벤(Reuben) 자손과 갓(Gad) 자손과 므낫세(Manasseh) 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무장하고 건넜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한 대로.

13 전쟁을 위해 무장한 자 약 사만 명이 여호와 앞에서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가 전투 준비를 했다.





온 땅이 알게 하려고

14 그날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 백성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그의 평생 동안.

15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 “증거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해라.”

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했다.

“요단 강에서 올라오라.”

18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한가운데에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와 다시 언덕까지 넘쳤다.





길갈에 세우다

19 백성이 첫째 달 열째 날에 요단 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인 길갈(Gilgal)에 진을 쳤다.

20 여호수아가 요단 강에서 가져온 열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웠다.

2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22 너희가 자녀들에게 알려 주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건너 이 요단 강을 건넜다.

23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요단 강 물을 말리셨다. 우리가 다 건넜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24 이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다.’”

길갈(גִּלְגָּל, Gilgal) — ’구르다, 돌아가다’에서 나온 말이다. 이 이름은 5장 9절에서 풀린다.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떨어지게 했다.” 히브리어 언어유희 — 수치가 굴러(galal) 떠난 자리이기에 굴갈(Gilgal)이라 부른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 이름 자체가 새 시대의 선언이었다.

길갈의 현대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다. 여리고 동쪽 요단 평원 지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안에 여러 후보지가 있다. 고고학적으로 정확한 지점은 아직 특정되지 않는다.

다음 장 — 길갈에서 할례가 집행된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의식이 이루어지고, 만나가 끊어지고,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




여호수아 5장 — 만나가 끊어진 날


모든 왕들이 떨었다

1 요단 강 서편 아모리 왕들과 해변가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요단 강 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기운이 없었다.

2장 11절에서 라합이 말했던 그대로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적진의 심리전은 이미 끝나 있었다.





광야에서 미루어진 할례

2 그 때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 칼을 만들어라.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라.”

3 여호수아가 부싯돌 칼을 만들었다. 아랄롯(Gibeah-haaraloth)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4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는 이것이다. 이집트를 떠난 남자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의 남자들이 모두 광야 길에서 죽었다.

5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나온 후 광야 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

6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사십 년을 걸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전쟁 세대 남자들이 다 죽기까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맹세하셨다 — 그들의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고.

7 그들의 자녀들을 여호수아가 세웠다. 그들이 길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8 온 백성이 다 할례를 받은 뒤 그들이 낫기까지 진영 안에 머물렀다.





굴러떨어진 수치

9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Gilgal)이라 한다.

길갈(גִּלְגָּל)은 ’굴러가다(גָּלַל, galal)’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떨어지게(갈랄) 했다 — 그래서 이곳을 길갈이라 부른다”는 직접적인 언어유희다. 할례 없이 지낸 사십 년이 가나안 땅 첫날 아침에 정리된다. 새 세대, 새 땅, 새 이름.





처음 지키는 유월절

10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열넷째 날 저녁에 여리고(Jericho) 평원에서 유월절(Passover)을 지켰다.

11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볶은 곡식과 무교병을.

바로 그날.

12 그리고 만나가 끊어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그들이 더는 만나를 먹지 않았다.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만나(מָן, manna) — 사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유일한 식량이었다.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등장하고 이 구절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다.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본문은 만나의 끊어짐으로 표시한다. 더 이상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궈야 하는 것이 시작된 날이다.





칼을 빼든 사람

13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보았다.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이냐?”

14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십니까?”

15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 히브리어로 “사르 체바 아도나이(שַׂר-צְבָא-יְהוָה).” 이 존재가 천사인지, 여호와 자신의 현현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을 벗어라”는 명령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들은 명령과 같다(출애굽기 3:5). 두 사건 모두 거룩한 땅 앞에 선 순간이다.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같은 음성을 듣는다.

“우리 편이냐, 우리 적이냐?” — 그 대답은 양쪽 다 아니었다.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도구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 아래 서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이 짧은 교환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신학적 무게중심을 정한다.

다음 장 —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기를 들지 않는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진다.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바퀴가 끝난 직후.




여호수아 6장 — 일곱째 날의 함성


문이 닫혔다

1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

2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주었다.

3 너는 모든 전사와 함께 성 주위를 돌아라. 하루에 한 번. 엿새 동안.

4 일곱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일곱 개를 들고 가라.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5 제사장들이 숫양 뿔 나팔을 길게 불어 그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백성이 각자 곧장 올라가라.”

숫양 뿔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파르(שׁוֹפָר, shofar)”다. 유대교 예배에서 지금도 사용된다. 특히 나팔절(로쉬 하샤나)과 속죄일(욤 키푸르)에 분다. 여리고 앞에서 울린 쇼파르 소리는 전쟁 신호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악기였다.





엿새 동안

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다.

“언약궤를 메라.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걸어라.”

7 백성에게는 말했다. “나아가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가라.”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자 일곱 제사장이 일곱 숫양 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나팔을 불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다.

9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걷고, 후위대는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이 계속 울렸다.

10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외치지 마라.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마라. 어떤 말도 입에서 나오게 하지 마라. 내가 ’외쳐라’고 하는 날까지. 그 날 외쳐라.”

11 여호와의 궤가 성을 한 번 돌았다.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거기서 잤다.

12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멨다.

13 일곱 제사장이 일곱 숫양 뿔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걸으며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서 걸었다. 후위대는 여호와의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이 계속 울렸다.

14 이틀째에도 성을 한 번 돌고 돌아왔다. 엿새 동안 이같이 했다.





일곱째 날

15 일곱째 날이 밝아올 때, 그들이 새벽 이른 때에 일어나 여느 때처럼 성을 돌았다. 그러나 그 날은 일곱 번을 돌았다.

16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외쳐라! 여호와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17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헤렘(herem)으로 여호와께 바쳐진다.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려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18 너희는 헤렘으로 구별된 것에서 삼가라. 탐내어 그것을 가져가면 이스라엘 진영이 헤렘이 되고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19 모든 은과 금, 놋과 철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창고로 들어갈 것이다.”

헤렘(חֵרֶם, herem) — 완전히 구별하여 여호와께 바친다는 개념이다. 그 실행은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불태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 독자에게 가장 윤리적으로 도전적인 명령이다. 고대 근동에서 헤렘은 이스라엘만의 관행이 아니었다. BC 9세기 모압 왕 메사의 기념비(Mesha Stele)에서도 동일한 히브리어 어근의 단어가 사용된다 — 메사가 이스라엘에 대해 “헤렘으로 삼았다”고 새긴다. 이 관행의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명령 사이의 긴장은 학자들이 오늘까지 토론한다.





성벽이 무너지다

20 백성이 외쳤다. 나팔 소리가 울렸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크게 소리를 질렀다.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각자 곧바로 성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했다.

여리고 성벽의 역사성 —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집중적인 고고학 논쟁의 대상이다. 영국 고고학자 존 가스탱(John Garstang)은 1930년대 발굴에서 무너진 성벽층을 발견하고 BC 1400년경으로 연대를 추정했다 — 출애굽의 이른 연대(BC 1450년경)와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캐슬린 케년(Kathleen Kenyon)이 1952~1958년 발굴을 통해 그 성벽층은 사실 BC 2200년경(후기 청동기 이전)에 해당한다고 재연대했다. 케년의 결론은 후기 청동기(BC 1550~1200) 여리고에 도시 성벽이 없었다는 것 — 즉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에는 무너질 성벽 자체가 없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결론은 학계 다수설이 되었으나, 이탈리아 고고학자 브라이언트 우드(Bryant Wood)는 1990년 케년의 해석에 반박하며 가스탱의 연대로 돌아갔다. 논쟁은 현재도 계속된다. 본문은 고고학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고학은 그 질문을 계속 던진다.

21 성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쳤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쳤다.

2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맹세한 대로 해라.”

23 정탐꾼으로 갔던 젊은이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다.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데려다 두었다.

24 그들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다. 은, 금, 놋 그릇과 철 그릇만은 여호와의 전 창고에 두었다.

25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 식구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살려주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다.

“오늘까지” — 이 표현은 이 글을 기록할 당시 라합이 여전히 살아 있었거나, 그녀의 후손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라합을 솔로몬의 할아버지 보아스의 어머니로 기록한다. 여리고의 창녀가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다.





여리고에 내린 저주

26 여호수아가 그 때 맹세로 경고했다.

“이 여리고 성을 일으켜 세우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여호와 앞에서. 그 기초를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고, 그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를 잃을 것이다.”

이 저주는 수백 년 뒤 실현된다. 열왕기상 16장 34절 — “아합 시대에 벧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기초를 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다.” 여호수아의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자는 보았다.

27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하셨다. 그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

다음 장 — 첫 번째 패배.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도망친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린다. 한 남자의 탐욕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여호수아 7장 — 한 사람의 손이 닿은 것


아간의 손

1 이스라엘 자손이 헤렘에서 범죄했다.

유다(Judah) 지파 세라(Zerah)의 손자, 삽디(Zabdi)의 아들 아간(Achan · ㉸ 아칸)이 헤렘으로 구별된 것을 가져갔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크게 노하셨다.





아이성 정탐

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Ai) — 벧엘 옆, 벧아웬 동쪽에 있는 아이 — 로 사람들을 보냈다.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해라.”

3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탐지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말했다.

“모든 백성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삼천 명이면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거기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4 약 삼천 명이 올라갔다.

그들이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5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쳐서 삼십육 명을 죽였다. 성문에서 스바림(Shebarim)까지 쫓아가며 비탈길에서 쳤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물처럼.

아이성은 현대 이스라엘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엣 텔(et-Tell) 유적지로 비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발굴 결과 이 지점에서 후기 청동기 시대(여호수아 시대로 추정되는 시기)의 도시 점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논쟁이 계속된다. 일부 학자는 인근 키르베트 엘-마카티르(Khirbet el-Maqatir)를 대안 후보로 제시한다.





여호수아가 엎드리다

6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저녁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함께. 그들이 머리에 먼지를 뿌렸다.

7 여호수아가 말했다.

“아, 주 여호와여, 왜 이 백성을 요단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차라리 요단 강 건너편에 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8 주여,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서 등을 돌린 후,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9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듣고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주의 큰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일어나라

10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헤렘으로 구별된 것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자기 살림 속에 넣었다.

12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적들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이 그 때문이다. 그들이 헤렘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헤렘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13 일어나라. 백성을 성결하게 해라. ‘내일을 위해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헤렘으로 구별된 것이 있다. 그 헤렘을 없애기 전까지 너희는 적들 앞에서 설 수 없다.’

14 내일 아침 너희가 지파별로 나아오라. 여호와가 지목하는 지파는 그 씩족별로, 씩족은 그 집안별로, 집안은 한 사람씩 나아오라.

15 헤렘으로 구별된 것이 발견된 자는 불에 태워라.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고 이스라엘 중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아간이 지목되다

16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아오게 했다.

유다 지파가 지목되었다.

17 유다의 씩족들을 나아오게 하자 세라 씩족이 지목되었다. 세라 씩족을 집안별로 나아오게 하자 삽디 집안이 지목되었다.

18 삽디 집안의 각 사람을 나아오게 하자 유다 지파 세라의 손자, 삽디의 아들 갈미(Carmi)의 아들 아간이 지목되었다.

이 장면의 추첨 방식이 무엇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제비뽑기였는지, 우림과 둠밈이었는지 알 수 없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 — 범죄자가 하나씩 좁혀지는 불가역적 긴장감이다.

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 앞에서 자백해라. 네가 한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21 탈취물 가운데 시날산 좋은 겉옷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났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내 장막 안 땅속에 은을 그 아래 감추었습니다.”

22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장막 안에 숨겨진 그것들이 있었다. 은이 그 아래에.

23 그것들을 장막에서 가져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져왔다.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아골 골짜기

24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간과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Achor) 골짜기로 갔다.

25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느냐? 오늘 여호와가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쳤다. 그것들도 불태웠다. 돌을 던졌다.

26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오늘까지 있다. 여호와가 맹렬한 분노를 그쳤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Valley of Achor)라 부른다.

아골(עָכוֹר)은 ‘괴롭히다, 교란시키다’는 뜻이다. 아간(עָכָן)의 이름과 어근이 비슷하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아카르(괴롭혔다)’ —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골’이라 부른다는 언어적 연결이 본문 안에 살아있다. 훗날 호세아(2:15)는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열리는 자리로 뒤집어 사용한다.

아간의 가족들도 함께 처형되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다. 본문은 “아들들과 딸들”도 아골 골짜기로 갔다고 기록하지만, 25절의 처형 주어가 아간만인지 가족 전체인지 히브리어 원문에서 분명하지 않다. 신명기 24장 16절은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명시한다. 이 긴장을 본문은 해소하지 않는다.

다음 장 — 아이성 재공격. 이번에는 복병 전술. 3만 명이 밤에 성 뒤에 숨고, 여호수아가 정면에서 도망치는 척한다. 아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뒤에서 불길이 오른다.




여호수아 8장 — 빈 성문과 피어오른 연기


두려워하지 마라

1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모든 전사를 데리고 올라가 아이를 쳐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주었다.

2 아이와 그 왕에게 한 것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해라. 다만 그 탈취물과 짐승들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 성 뒤에 복병을 숨겨라.”





복병 삼만

3 여호수아와 모든 전사들이 일어나 아이를 향해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4 그들에게 명령했다.

“보라, 너희는 성 뒤에서 매복하라.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라. 모두 준비 상태를 유지하라.

5 나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은 성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에 처럼 나와 우리를 맞서러 나오면 우리가 도망칠 것이다.

6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성에서 나올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 앞에서 도망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7 너희가 매복처에서 일어나 성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것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8 성을 점령하거든 그것을 불태워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라. 내가 명령하는 것을 들어라.”

9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매복처로 가서 아이 서쪽, 벧엘(Bethel)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

여호수아는 그 밤 백성 가운데서 머물렀다.

10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검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갔다.

11 그와 함께한 모든 전사들이 올라가 성 앞에 다가갔다.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성과의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12 여호수아가 약 오천 명을 더 뽑아 벧엘과 아이 사이 성 서쪽에 매복시켰다.

13 백성이 다 진영을 갖추었다. 성 북쪽의 본진과 성 서쪽의 복병 — 여호수아가 그 날 밤 골짜기 한가운데로 나아갔다.





도망치는 척

14 아이 왕이 보았다. 그가 서둘러 성읍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스라엘과 싸우러. 아라바 앞 정해진 시각에. 그는 성 뒤에 복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도망치는 척하며 광야 길로 달렸다.

16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불려 나와 그들을 쫓았다. 여호수아를 뒤쫓으며 성에서 멀어졌다.

17 아이와 벧엘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모두 이스라엘을 쫓아 나왔다. 성문이 열린 채 버려졌다.





손을 들어라

18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있는 창을 아이를 향해 들어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는 창을 아이를 향해 들었다.

19 그가 손을 들자마자 매복해 있던 자들이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달려가서 성에 들어갔다. 성을 점령했다. 곧 성에 불을 붙였다.

20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다.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광야로 달리던 자들이 발길을 돌렸다. 쫓던 자들이 쫓기는 자가 되었다.

21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복병이 성을 점령한 것을 보았다.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22 복병도 성에서 나와 맞섰다. 아이 사람들은 양쪽 이스라엘 사이에 끼었다. 살아남은 자도, 도망친 자도 없었다.

23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데려왔다.

24 이스라엘이 들판과 광야에서 추격하다 모두 쓰러뜨린 뒤 아이로 돌아왔다. 칼로 그것을 쳤다.

25 아이 사람들 — 남자와 여자 — 전부 만이천 명이 그 날 쓰러졌다.

26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헤렘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다.

27 다만 짐승과 그 성읍의 탈취물은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져갔다.

28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태우고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다. 오늘까지.

29 아이 왕을 해 질 때까지 나무에 달아 두었다. 해 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던졌다.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오늘까지.





에발 산의 제단

30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에발(Ebal) 산에 제단을 쌓았다.

3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이 닿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32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세가 쓴 율법을 그 돌 위에 썼다.

33 온 이스라엘 —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 언약궤 양쪽에 섰다. 여호와의 궤를 메는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외인이 함께 섰다. 절반은 그리심(Gerizim)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라고 명령한 대로.

34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다 읽었다.

35 모세가 명령한 것 전부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회중 앞에서 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외인들까지.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은 오늘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자치 지구 경계, 세겜(현대 나블루스) 인근에 있다. 그리심 산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대신 예배 장소로 여겨졌다 —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게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산이다.

다음 장 —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쓴다. 낡은 가죽 부대, 헤진 신발, 딱딱해진 빵.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조약을 맺는다.




여호수아 9장 — 마른 빵과 낡은 가죽 부대


왕들이 연합하다

1 요단 강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을 향한 대해 연안에 있던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왕들이 모두.

2 한마음으로 모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기로 했다.





기브온의 사절단

3 기브온(Gibeon)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것을 들었다.

4 그들은 꾀를 냈다.

사절단을 꾸몄다. 낡은 자루를 나귀에 싣고, 낡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들었다.

5 낡고 기운 신발을 신었다. 낡은 옷을 입었다. 가져간 빵은 모두 말라서 부스러지고 있었다.

6 그들이 길갈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십시오.”

7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혹시 당신들이 우리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겠소?”

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소?”

9 “당신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 매우 먼 땅에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명성을,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0 요단 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던 바산 왕 옥 — 에게 행하신 모든 것도 들었습니다.

11 그래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땅의 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행 양식을 챙겨 가서 그들을 만나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해라.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해라.’

12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집에서 나오던 날에 따뜻하게 구워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은 말라서 부스러지고 있습니다.

13 이 포도주 부대도 새것으로 채웠는데, 이제 다 찢어졌습니다. 이 옷과 신발도 오래 여행하다 보니 낡고 닳았습니다.”





묻지 않았다

14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받아 먹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15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평을 이루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조약을 맺었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맹세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 이 짧은 구절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우림과 둠밈, 또는 제사장을 통한 신탁 방식으로 여호와에게 묻는 관행이 있었다. 여리고 앞에서 군대 장관이 나타났고, 아이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와가 지적했던 것처럼 —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번번이 실수한다. 기브온 사건은 그 패턴의 세 번째 반복이다.





사흘 뒤

16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그들이 근처에 살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17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다가 사흘 만에 그들의 성읍들에 이르렀다.

기브온(Gibeon), 그비라(Chephirah), 브에롯(Beeroth), 기럇여아림(Kiriath-jearim).

18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않았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온 회중이 지도자들에 대해 불평했다.

19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러므로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20 우리가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 그들을 살려두어야 한다. 우리가 맹세한 그 맹세로 인한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려면.”

21 지도자들이 또 말했다.

“그들을 살려두라.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해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될 것이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대로 되었다.





여호수아의 질문

22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는 매우 먼 곳에 산다’고 했는데, 실은 우리 가운데 살고 있었다.

23 그러므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항상 종들이 있어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가 될 것이다.”

24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 종들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 이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라고. 그래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목숨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을 한 것입니다.

25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26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그들이 죽이지 않았다.

27 여호수아가 그날 그들을 이스라엘 회중과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 여호와가 선택할 곳에서 — 나무 패는 자와 물 긷는 자로 삼았다. 오늘까지.

기브온의 이 조약은 수백 년 뒤까지 법적 효력을 가졌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자(성경에는 이 사건이 직접 기록되지 않지만 사무엘하 21장에 언급된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이어졌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으니 “사울과 피 흘린 집 때문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라는 답이 왔다. 다윗이 기브온과 협상하여 사울의 아들 일곱을 기브온에게 넘겨주어 처형하게 했다. 여호수아의 맹세 한 마디가 사울-다윗 시대까지 무게를 가지고 살아있었다.

히위 사람(Hivite) —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으로 기록된다. 이들의 정확한 민족적 정체는 불분명하다. 일부 학자는 가나안 지역 도시 국가 연합의 한 집단으로 본다. 기브온은 현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서쪽 알 지브(al-Jib) 마을에 해당한다. 1950년대 발굴에서 기브온 시대의 손잡이에 “기브온”이라는 히브리어 각인이 새겨진 항아리 손잡이들이 출토되었다.

다음 장 — 남방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한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원하러 달려간다. 긴 하루 — 태양이 멈추고, 우박이 내리고, 다섯 왕이 굴에 숨는다.




여호수아 10장 — 태양이 멈춘 하루


다섯 왕이 연합하다

1 예루살렘(Jerusalem) 왕 아도니세덱(Adoni-zedek)이 들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했다는 것을.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평하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2 매우 두려워했다. 기브온은 왕도처럼 큰 성읍이었기 때문이다 —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모두 용사였다.

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Hebron) 왕 호함(Hoham), 야르뭇(Jarmuth) 왕 비람(Piram), 라기스(Lachish) 왕 야비아(Japhia), 에글론(Eglon) 왕 드빌(Debir)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4 “올라와 나를 도와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평을 이루었다.”

5 아모리의 다섯 왕 —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 이 모여 올라갔다. 기브온 앞에 진을 치고 싸웠다.





기브온의 구원 요청

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당신의 종들에게서 손을 떼지 마십시오. 빨리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산지의 아모리 왕들이 모두 모여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7 여호수아가 모든 전사와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다.

8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우박이 내리다

9 여호수아가 밤새 길갈에서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쳤다.

10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기브온에서 크게 쳐부수었다. 벧호론(Beth-horon) 비탈길로 쫓아가며 쳤다. 아세가(Azekah)까지, 막게다(Makkedah)까지 쳤다.

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달아나며 벧호론 비탈길을 내려갈 때, 여호와가 하늘에서 그들 위에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셨다. 아세가(Azekah)까지. 죽은 자들이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것이 더 많았다.

우박이 군대를 쓸어버린 사건 — 고대 근동 전쟁 기록에서 폭풍과 날씨가 전투 결과를 결정짓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이집트 람세스 2세의 전쟁 기록에서도 태양신 아멘의 기상 개입이 묘사된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기상 현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전투에 직접 참여하신 분이라는 선언이다.





태양아, 멈추어라

12  여호와가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서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Aijalon) 골짜기 위에서 멈추어라.”

13 태양이 멈추었다. 달도 멈추었다.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이것이 야살의 책(Book of Jashar)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태양이 중천에 멈추어 거의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

14 그날처럼 한 날이 없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가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태양아, 멈추어라” —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논쟁된 구절 중 하나다. 해석은 크게 세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문자적 해석 — 지구의 자전이 실제로 멈추거나 늦춰진 천문학적 사건. 둘째, 시적 과장법 — 야살의 책 인용이 보여주듯, 이 구절 자체가 시적 장르이며 “긴 승리의 날”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 셋째, 기상학적 해석 — 짙은 구름이나 특수 기상 조건으로 햇빛이 굴절되어 낮처럼 밝은 상태가 연장된 것. 본문 자체는 어느 하나를 고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야살의 책은 사무엘하 1장에도 인용되는 고대 시가집인데,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굴에 숨은 다섯 왕

15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16 그 다섯 왕이 도망쳐 막게다(Makkedah) 굴에 숨었다.

17 여호수아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다섯 왕이 막게다 굴 안에 숨은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18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들을 굴 입구에 굴려다 막아라. 사람들을 거기 지키게 해라.

19 너희는 멈추지 마라. 적들을 추격해라. 그들의 후미를 쳐라.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쳐부수어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들이 요새 성읍으로 들어갔다.

21 온 백성이 막게다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혀를 놀리지 못했다.





다섯 왕의 최후

22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 입구를 열어라.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 데리고 나오라.”

23 그들이 굴에서 다섯 왕을 끌어냈다 —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24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렀다. 함께 간 전사들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

2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싸우는 모든 적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하실 것이다.”

26 여호수아가 그들을 치고 죽여 다섯 나무에 달았다.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27 해 질 무렵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에 던졌다. 굴 입구에 큰 돌들을 두었다. 오늘까지.





남쪽 정복

28 그날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빼앗았다. 칼날로 쳐서 왕과 그 주민들을 쳤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29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립나(Libnah)로 건너가 립나를 쳤다.

30 여호와가 그것도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 왕도 그 주민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31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립나에서 라기스(Lachish)로 건너가 진을 치고 쳤다.

32 여호와가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 이튿날 빼앗았다. 립나에 행한 것처럼 했다.

33 그때 게셀(Gezer) 왕 호람(Horam)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다.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34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Eglon)으로 건너가 진을 치고 쳤다.

35 그날 빼앗았다. 칼날로 쳐서 그 주민들을 쳤다. 라기스에 행한 것처럼.

36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Hebron)으로 올라가 쳤다.

37 빼앗아서 칼날로 쳤다. 그 왕과, 그 모든 성읍과 모든 주민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에글론에 행한 것처럼.

38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Debir)로 돌이켜 쳤다.

39 빼앗아서 그 왕과 모든 성읍을 칼날로 쳤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헤브론에 행한 것처럼,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처럼.

40 여호수아가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비탈들과 그 모든 왕들을 쳤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숨 있는 것들을 모두 쳤다.

41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네아(Kadesh-barnea)에서 가사(Gaza)까지 쳤고, 고센(Goshen) 온 땅과 기브온(Gibeon)까지 쳤다.

42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을 여호수아가 한 번에 빼앗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라기스는 오늘날 이스라엘 남부 텔 라기스(Tel Lachish) 유적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여러 차례 발굴되었다. 후기 청동기 시대(BC 1200년경) 파괴층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정확히 여호수아의 정복과 연결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라기스는 나중에 앗시리아 산헤립의 공격(BC 701)으로 다시 파괴되는데, 그 파괴는 산헤립의 궁전 부조(런던 영국 박물관 소장)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다음 장 — 북방 왕들이 연합한다. 하솔 왕 야빈이 중심이다. 이스라엘이 메롬 물가에서 맞선다. 하솔이 불탄다.




여호수아 11장 — 북방의 불길


북방 연합

1 그때 하솔(Hazor) 왕 야빈(Jabin)이 이 소식을 들었다.

마돈(Madon) 왕 요밥(Jobab), 심론(Shimron) 왕, 악삽(Achshaph)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2 북방 산지와 긴네렛(Kinnereth) 남쪽 아라바(Arabah) 평지와 평탄한 돌(Dor) 서편 왕들에게.

3 동서의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 여부스 사람, 미스바(Mizpah)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4 그들이 나왔다. 모든 군대와 함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수의 백성과 말들과 전차들이.

하솔은 현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긴네렛) 북서쪽에 위치한다. 히브리어로 “하초르(Hazor).” 고대 가나안에서 가장 큰 도시국가 중 하나였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이 1955~1958년 발굴하여 후기 청동기 시대(BC 13세기) 대규모 파괴층을 확인했다. 이 파괴층이 여호수아의 정복인지, 이집트의 공격인지, 아니면 내부 반란인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갈린다. 하솔 발굴은 현재도 히브리대학교 주도로 계속되고 있다.





메롬 물가

5 이 모든 왕들이 모여 함께 메롬(Merom) 물가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6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 시각, 내가 그들 전부를 이스라엘 앞에서 쓰러뜨릴 것이다. 그들의 말 뒷다리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라.”

“말 뒷다리 힘줄을 끊어라” — 전차의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당시 전차 부대를 보유하지 않았다. 빼앗은 전차를 그대로 군사력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명령은, 군사력이 아니라 다른 근거 위에 서라는 신학적 요구로 읽힌다. 나중에 다윗도 이 명령을 부분적으로 따른다(사무엘하 8:4).

7 여호수아가 모든 전사들과 함께 메롬 물가에서 갑자기 그들에게 들이쳤다.

8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주셨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큰 시돈(Sidon)까지, 미스르봇 마임(Misrephoth-maim)까지, 동편 미스바(Mizpah) 골짜기까지 쫓아갔다.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쳤다.

9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했다. 말 뒷다리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웠다.





하솔이 불타다

10 여호수아가 그때 돌아서서 하솔을 빼앗았다. 그 왕을 칼날로 쳤다. 하솔이 전에는 이 모든 왕국들의 머리였다.

11 거기 있는 모든 주민을 칼날로 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숨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하솔에는 불을 질렀다.

12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들을 여호수아가 빼앗았다. 칼날로 쳐서 완전히 없애버렸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13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태우지 않았다. 다만 하솔만 여호수아가 불태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았다” — 이 기록은 주목할 만하다. 이스라엘이 정복 이후 그 도시들을 거주지로 이용했다는 뜻이다.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거주가 목적이었다. 하솔만 예외적으로 불탔다 — 그것이 북방 연합의 수도였기 때문이다.

14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성읍들의 모든 탈취물과 짐승들을 자기들의 것으로 삼았다. 사람만은 칼날로 쳐서 완전히 없앴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15 여호와가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행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 중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정복의 결산

16 여호수아가 이 온 땅을 빼앗았다. 산지와 네겝 전부, 고센 온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17 세일(Seir) 산으로 올라가는 할락(Halak) 산에서부터 헤르몬(Hermon)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갓(Baal-gad)까지. 그 모든 왕들을 빼앗아 쳐서 죽였다.

18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였다.

“오랫동안” — 정복이 한 번의 전격전이 아니었다는 기록이다. 여호수아서는 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지만, 갈렙의 말(14장 7-10절)을 역산하면 정복 기간이 약 5-7년 정도로 추정된다.

19 기브온 주민인 히위 사람들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평을 이룬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전쟁으로 모두 빼앗았다.

20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여호와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 출애굽기의 파라오와 같은 표현이다. 신학적으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다.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싸우도록 했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읽혀야 하는가? 유대 전통은 이를 “그들이 이미 스스로 선택한 방향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뜻으로 읽는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공존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의 본문이다. 본문은 그 긴장을 해소하지 않는다.

21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 드빌, 아납에서 아낙(Anak) 자손을 없앴다. 유다(Judah) 모든 산지와 이스라엘 모든 산지에서도.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과 함께 완전히 없애버렸다.

22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이 남지 않았다. 가사(Gaza), 가드(Gath), 아스돗(Ashdod)에만 약간 남았다.

아낙 자손(Anakim) —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거인족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 두려움이 사십 년 광야 방랑의 출발점이었다. 이제 그 아낙 자손이 산지에서 쓸려나간다. 다만 해안 평야 — 블레셋 땅 — 에 일부가 남았다. 이 남은 자들 가운데서 후에 골리앗(Goliath)이 나온다(사무엘상 17장).

23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온 땅을 빼앗았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지파별로 나누었다.

땅이 전쟁에서 안식을 얻었다.

“땅이 안식을 얻었다” — 이 짧은 문장이 11장을 닫는다. 히브리어로 “샤켓 하아레츠 밈밀하마(שָׁקְטָה הָאָרֶץ מִמִּלְחָמָה).” 땅 자체가 쉬는 것이다. 전쟁이 사람만이 아니라 땅을 지치게 했다는 감각 — 가나안 정복의 끝을 알리는 서정적 마무리다.

다음 장 —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이어진다. 요단 동편 두 왕, 서편 서른한 왕. 이름들의 열거가 이 전쟁의 무게를 기록한다.




여호수아 12장 — 서른세 개의 이름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쳐부순 왕들

1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동편, 해 뜨는 쪽에서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한 왕들이다. 아르논(Arnon) 골짜기에서 헤르몬(Hermon) 산까지, 동편 아라바(Arabah) 온 땅.

2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Sihon). 그의 지역은 아르논(Arnon)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Aroer)에서부터 골짜기 한가운데를 지나 길르앗 절반, 얍복(Jabbok) 강까지다. 얍복 강은 암몬 자손의 경계다.

3 아라바에서는 긴네렛(Kinnereth) 바다까지, 동편 아라바 바다 곧 염해(Salt Sea)까지. 벧여시못(Beth-jeshimoth) 길을 향해. 그리고 남쪽으로 비스가(Pisgah) 산기슭까지.

4 또 르바임 족의 남은 자 바산(Bashan) 왕 옥(Og)의 지역. 그는 아스다롯(Ashtaroth)과 에드레이(Edrei)에 살았다.

5 그의 지역은 헤르몬(Hermon) 산과 살르가(Salecah)와 온 바산,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르앗 절반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까지다.

6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쳐부수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모세가 쳐부순 두 왕 — 시혼과 옥은 이미 민수기 21장에서 쓰러졌다. 12장은 그것을 회고하며 시작한다. 정복의 역사가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임을 보여주려는 구성이다.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쳐부순 왕들

7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강 서편에서 쳐부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들의 유산에 따라 나누어 준 왕들이다.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갓(Baal-gad)에서 세일(Seir) 산으로 올라가는 할락(Halak) 산까지.

8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비탈과 광야와 네겝.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9 여리고 왕 — 하나.

아이 왕, 벧엘 곁에 있는 — 하나.

10 예루살렘 왕 — 하나.

헤브론 왕 — 하나.

11 야르뭇 왕 — 하나.

라기스 왕 — 하나.

12 에글론 왕 — 하나.

게셀 왕 — 하나.

13 드빌 왕 — 하나.

게델 왕 — 하나.

14 호르마 왕 — 하나.

아랏 왕 — 하나.

15 립나 왕 — 하나.

아둘람 왕 — 하나.

16 막게다 왕 — 하나.

벧엘 왕 — 하나.

17 답부아 왕 — 하나.

헤벨 왕 — 하나.

18 아벡 왕 — 하나.

라사론 왕 — 하나.

19 마돈 왕 — 하나.

하솔 왕 — 하나.

20 심론 므론 왕 — 하나.

악삽 왕 — 하나.

21 다아낙 왕 — 하나.

므깃도 왕 — 하나.

22 게데스 왕 — 하나.

갈멜의 욕느암 왕 — 하나.

23 돌의 나밧 돌 왕 — 하나.

길갈의 고임 왕 — 하나.

24 디르사 왕 — 하나.



합계: 왕 서른하나.

서른하나라는 숫자 — 이 목록은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일종의 공식 선언이었다. 이집트 파라오들도 정복한 도시와 왕들의 이름을 신전 벽과 기념비에 새겼다. 람세스 2세의 룩소르 신전, 투트모세 3세의 카르나크 신전 — 그 벽에는 정복한 가나안 도시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여호수아 12장의 목록은 같은 장르의 히브리 버전이다.

가나안 정복의 역사성을 둘러싼 세 모델 — 학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윌리엄 올브라이트(William Albright)의 정복 모델(Conquest Model) — BC 13세기 후기 청동기 도시들의 파괴층이 여호수아의 군사 정복과 일치한다는 시각. 둘째, 알브레히트 알트(Albrecht Alt)와 마르틴 노트(Martin Noth)의 평화로운 침투 모델(Peaceful Infiltration) — 이스라엘 집단이 전쟁 없이 점진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시각. 셋째, 조지 멘덴홀(George Mendenhall)과 노먼 고트발트(Norman Gottwald)의 농민 봉기 모델(Peasant Revolt) — 이스라엘이 외부 침략자가 아니라 가나안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혁명 세력이었다는 시각. 오늘날 고고학은 어느 단일 모델로도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도시는 후기 청동기 파괴층을 보이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복합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 다수 의견이다.

이름들의 무게 — 12장의 목록은 읽기 지루한 명부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이름 뒤에는 성벽이 있었고,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다. 서른하나는 숫자가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다. 이 목록이 끝나는 자리에서 땅의 분배가 시작된다 —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유산의 목록이 이제 시작된다.

다음 장 — 여호수아가 늙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았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땅을 나누어라.” 지파별 분배가 시작된다.




여호수아 13장 — 아직 남은 땅


늙어도 일은 남는다

1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늙었다.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어 나이가 많으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2 남은 땅은 이것이다. 블레셋(Philistines · ㉸ 필리스티아)의 모든 지역과 그술(Geshurites)의 모든 지역.

3 이집트 앞 시홀(Shihor)에서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로 여겨지는 에그론(Ekron)의 경계까지. 가사(Gaza), 아스돗(Ashdod), 아스글론(Ashkelon), 가드(Gath), 에그론 — 다섯 블레셋 성주들의 땅.

4 남쪽으로는 아위인(Avvites)의 땅도 있다.

5 가나안 사람 전체의 땅, 시돈 사람들의 므아라(Mearah)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경계 아벡(Aphek)까지,

6 레바논의 산지 주민, 미스르봇 마임(Misrephoth-maim)까지. 이것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다만 너는 내가 명한 대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제비 뽑아 나누어라.

7 이제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여호수아가 이미 노인이지만 과업은 미완이었다. 블레셋 다섯 도시는 이후 사사기와 사무엘기의 무대가 된다. 결국 이 해안 평지는 사울·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본문은 이것을 숨기지 않는다.





요단 동편 — 이미 받은 땅

8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Reuben)과 갓(Gad) 지파는 모세가 요단 강 동편에서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9 아르논(Arnon)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Aroer)에서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디본(Dibon)까지의 온 평지, 바산(Bashan) 왕 옥(Og)의 나라까지.

10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Sihon)의 모든 성읍 — 시혼은 헤스본(Heshbon)에서 통치했으며 암몬 경계까지 다스렸다.

11 길르앗(Gilead)과 그술 사람, 마아갓 사람의 영토, 헤르몬(Hermon) 산 전체, 살르가까지 바산 전체.

12 바산에서 다스리던 옥의 온 나라. 옥은 르바임 족속 가운데 남은 자였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다.

13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술과 마아갓은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까지 살고 있다.

“오늘까지” — 여호수아서를 최종 편집한 자가 자기 시대에도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표현이다.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솔직한 기록이다.

14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으로 준 것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화제물 —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르우벤 지파의 몫

15 모세가 르우벤 자손 지파에게 그 가족들에 따라 유산으로 준 것은 이것이었다.

16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 골짜기 가운데 성읍까지, 메드바 부근 온 평지.

17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 디본(Dibon), 바못 바알(Bamoth-baal), 벳 바알 므온(Beth-baal-meon),

18 야하스(Jahaz), 그데못(Kedemoth), 메바앗(Mephaath),

19 기랴다임(Kiriathaim), 십마(Sibmah), 골짜기 산 위의 세렛 사할(Zereth-shahar),

20 벳브올(Beth-peor), 비스가(Pisgah) 산기슭, 벳 여시못(Beth-jeshimoth),

21 평지의 모든 성읍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혼의 온 나라.

시혼과 옥 —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격파한 두 왕이다. 이 두 이름은 이후 시편 135, 136편에서 여호와의 승리를 노래할 때마다 반복된다.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서 이 전투들은 출애굽 이후 최초의 군사적 승리로 각인되었다.

22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죽인 자들과 함께 칼로 죽인 사람 가운데 발람(Balaam)도 있었다 — 브올(Beor)의 아들, 점술가.

발람은 민수기 22-24장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한 이방 예언자다. 결국 그는 이 전투에서 죽었다. 민수기 31장 8절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그가 어떤 역할로 그곳에 있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23 이것이 르우벤 자손의 유산 경계였다 — 요단 강과 그 강가. 이것이 그 가족에 따른 르우벤 자손의 성읍들과 마을들이었다.





갓 지파의 몫

24 모세가 갓 지파, 갓 자손에게 그 가족들에 따라 준 것은 이것이었다.

25 야스엘(Jazer), 길르앗의 모든 성읍, 암몬 자손의 땅 절반 — 아로엘(Aroer)까지, 랍바 앞.

26 헤스본(Heshbon)에서 라맛 미스베(Ramath-mizpeh)와 브도님(Betonim)까지, 마하나임(Mahanaim)에서 드빌(Debir) 경계까지.

27 골짜기에는 벳 하람(Beth-haram), 벳 니므라(Beth-nimrah), 숙곳(Succoth), 사본(Zaphon) — 헤스본 왕 시혼의 왕국 나머지. 요단 강과 긴네렛 바다 끝까지.

28 이것이 갓 자손의 성읍들과 마을들, 그 가족에 따른 유산이었다.





므낫세 반 지파의 몫

29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것 — 므낫세 자손 절반에게 그 가족에 따라.

30 마하나임에서 시작하는 바산 전체,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야일(Jair)의 모든 성읍 — 바산에 있는 예순 성읍.

31 길르앗 절반,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의 성읍인 아스다롯(Ashtaroth)과 에드레이(Edrei) —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 마길(Machir) 자손에게, 즉 마길 자손의 절반에게 그 가족에 따라.

32 이것이 모세가 모압 평지 곧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동편에서 분배한 유산이었다.

33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 모세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 그분이 그들의 유산이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이 없다. 이 반복이 두 번 나온다(14절, 33절). 땅 대신 여호와 자신이 그들의 몫이라는 선언이다. 이 원칙은 민수기 18장에서 먼저 확립되었다. 레위인은 48개 성읍에 분산되어 살지만, 그 성읍들은 다른 지파의 땅 안에 있는 것이다.



다음 장 — 갈렙이 앞에 나선다. 85세 노인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다. 45년 전 모세에게 받은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수아 14장 — 내게 이 산지를 달라


서편 땅 분배의 원칙

1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Canaan)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나누어 주었다.

2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3 모세는 이미 요단 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유산을 주었다. 하지만 레위인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지 않았다.

4 요셉의 자손들이 두 지파 — 므낫세(Manasseh)와 에브라임(Ephraim) — 가 되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 몫이 없어도 지파 수는 유지되었다. 레위인에게는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초지를 주었다.

5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했다. 그들이 그 땅을 나누었다.

레위인의 성읍 배분은 21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열두 지파에서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둘(므낫세·에브라임)로 나뉜 이 구조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체계를 수에 있어서나 땅 배분에 있어서나 정확히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85세 노인의 청원

6 유다 자손이 길갈(Gilgal)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그니스 사람(Kenizzite) 여분네(Jephunneh)의 아들 갈렙(Caleb · ㉸ 칼렙)이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가데스 바네아(Kadesh-barnea)에서 나와 당신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7 내가 마흔 살이었을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땅을 탐지하러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8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9 그날 모세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네 발이 밟은 땅은 영원히 네 유산이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10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나를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동안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는 85세입니다.

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오늘도 여전히 강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12 이제 여호와가 그날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 들으셨습니다 — 아낙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과 그 성읍들이 크고 요새화되어 있다는 것을.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갈렙(כָּלֵב)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히브리어 ’개(כֶּלֶב, 켈레브)’와 연결하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심장 전부(כָּל-לֵב)’를 뜻한다는 설이다. 본문이 반복해서 “온전히 따랐다(מִלֵּא אַחֲרֵי, 마음을 가득 채워 따랐다)”고 표현하는 것과 두 번째 어원 설이 어울린다.

갈렙의 출신 — 그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니스(Kenizzite)는 에서 계통의 에돔 씨족 이름이다(창세기 36:11). 갈렙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방인이 언약 백성의 기둥이 된 경우다. 훗날 그의 조카 옷니엘(Othniel)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된다.

45년 — 정탐(민수기 13장)은 출애굽 2년 차에 이루어졌다. 광야 40년을 더하면 42년. 여기서 45년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계산 방식의 차이 또는 정탐 이전 시간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갈렙이 구체적인 숫자를 기억하고 청원한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헤브론이 갈렙의 것이 되다

13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Hebron)을 그의 유산으로 주었다.

14 그래서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다 — 오늘까지.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15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기럇 아르바(Kiriath-arba)였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 땅은 전쟁에서 쉬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은 땅이다(창세기 23장).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상수리나무 옆에 장막을 쳤던 곳(창세기 13장). 야곱이 죽어 묻힌 땅(창세기 49-50장). 이스라엘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땅을 갈렙이 청원해서 얻는다. 우연이 아니다.

현대 지리 — 헤브론은 오늘날 요르단강 서안 지구 남부에 있는 도시로, 아랍어로는 알 할릴(Al-Khalil, ’친구’라는 뜻 —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가리킴)이라 불린다. 인구 약 22만 명. 막벨라 굴 위에 세워진 이브라히미 모스크(Ibrahimi Mosque)는 유대인·무슬림·기독교인 모두에게 성지다.



다음 장 — 유다 지파의 땅 경계가 상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갈렙의 조카 옷니엘이 드빌을 점령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는다. 악사는 아버지에게 물샘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한다.




여호수아 15장 — 악사의 샘


유다의 남쪽 경계

1 유다 자손 지파에게 그 가족에 따라 제비 뽑혀 돌아간 몫은, 남쪽으로 에돔(Edom) 경계까지 신 광야(Wilderness of Zin)의 끝에 닿았다.

2 남쪽 경계는 사해(Salt Sea) 끝, 남쪽을 향한 만에서 시작했다.

3 남쪽으로 전갈 고개(Scorpion Pass · ㉸ 아크랍빔 고개)를 지나 신(Zin)으로 나아가,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갔다. 헤스론(Hezron)을 지나 아달(Addar)로 올라가 갈가(Karka)로 돌았다.

4 거기서 아스몬(Azmon)으로 나아가 이집트 냇가로 나갔다. 경계의 끝은 바다였다. 이것이 남쪽 경계였다.

5 동쪽 경계는 사해, 요단 강 어귀까지. 북쪽 경계는 요단 강 어귀의 만에서 시작하여,

6 벳 호글라(Beth-hoglah)로 올라가 벳 아라바(Beth-arabah) 북쪽을 지나 르우벤의 아들 보한 돌(Stone of Bohan son of Reuben)에 이르렀다.

7 경계가 아골 골짜기(Valley of Achor)에서 드빌(Debir)로 올라가 북쪽으로 향하여, 골짜기 남쪽 아두밈 고개 맞은편 길갈(Gilgal)로 접어들었다. 엔 세메스(En-shemesh) 물을 지나 엔 로겔(En-rogel)로 나갔다.

8 경계가 힌놈(Hinnom)의 아들 골짜기 — 여부스(Jebus,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를 지나 — 위로 올라갔다. 경계가 힌놈 골짜기 서쪽 산꼭대기로, 즉 르바임 골짜기(Valley of Rephaim) 북쪽 끝으로 올라갔다.

9 경계가 그 산꼭대기에서 넵도아(Nephtoah) 물 샘으로 구부러져 에브론 산(Mount Ephron) 성읍들로 나갔다. 경계가 바알라(Baalah, 곧 기럇 여아림)로 구부러졌다.

10 경계가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구부러져 세일 산(Mount Seir)으로, 여아림 산(Mount Jearim) 북쪽 어깨 — 곧 그살론(Chesalon) — 으로 나갔다. 벳 세메스(Beth-shemesh)로 내려가 딤나(Timnah)를 지났다.

11 경계가 에그론(Ekron) 북쪽 어깨로 나가 식그론(Shikkeron)으로 구부러져 바알라 산(Mount Baalah)을 지나 얍느엘(Jabneel)로 나갔다. 경계의 끝은 바다였다.

12 서쪽 경계는 대해(지중해)와 그 해안선이었다. 이것이 유다 자손의 사방 경계였다 — 그 가족에 따라.

힌놈 골짜기(גֵּי בֶן הִנֹּם) — 훗날 ’게헨나(Gehenna)’라는 이름으로 신약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된다. 이 골짜기는 후에 이스라엘 왕들이 자녀를 불로 제물로 바치는 장소(열왕기하 23:10)가 되었다가, 예레미야가 저주를 선포하고, 예수 시대에는 예루살렘의 쓰레기와 시신을 태우는 곳이 되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가 상징이 되었다.





갈렙의 전투, 악사의 요청

13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유다 자손 가운데 갈렙 — 여분네의 아들 — 에게 몫을 주었다. 기럇 아르바(Kiriath-arba), 곧 헤브론을.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14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 — 세새(Sheshai), 아히만(Ahiman), 달매(Talmai) — 을 쫓아냈다.

15 거기서 그가 드빌(Debir) 주민에게로 올라갔다.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기럇 세벨(Kiriath-sepher)이었다.

16 갈렙이 말했다. “기럇 세벨을 쳐서 빼앗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Achsah)를 아내로 주겠다.”

17 옷니엘(Othniel)이 그것을 빼앗았다 — 갈렙의 동생 그나스(Kenaz)의 아들. 갈렙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18 그녀가 왔을 때 그녀는 남편을 설득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요청했다.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말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19 그녀가 말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저를 네겝 땅으로 보내셨으니 물샘도 주십시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악사(עַכְסָה) — 갈렙의 딸이자 옷니엘의 아내.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더 많은 것을 요청한 여성으로 성경에 등장한다. 이 동일한 장면이 사사기 1:12-15에도 그대로 반복된다. 네겝(Negev)은 건조한 남부 지역이다. 밭만 받고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었다.

옷니엘(עׇתְנִיאֵל) — 갈렙의 조카. 그가 드빌을 점령함으로써 악사를 얻는다. 훗날 이 인물은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된다. 여호수아서의 이 짧은 기록이 사사기의 첫 지도자를 예고한다.





유다의 성읍들

20 이것이 유다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21 유다 자손 지파가 에돔 경계를 향한 네겝 끝에 가진 성읍들은: 갑스엘(Kabzeel), 에델(Eder), 야굴(Jagur),

22 기나(Kinah), 디모나(Dimonah), 아다다(Adadah),

23 게데스(Kedesh), 하솔(Hazor), 잇난(Ithnan),

24 십(Ziph), 델렘(Telem), 브알롯(Bealoth),

25 하솔 하닷다(Hazor-hadattah), 그리욧(Kerioth), 헤스론(Hezron — 곧 하솔),

26 아맘(Amam), 세마(Shema), 몰라다(Moladah),

27 하살 갓다(Hazar-gaddah), 헤스몬(Heshmon), 벳 벨렛(Beth-pelet),

28 하살 수알(Hazar-shual), 브엘세바(Beersheba), 비스요디야(Biziothiah),

29 바알라(Baalah), 이임(Iim), 에셈(Ezem),

30 엘돌랏(Eltolad), 그실(Chesil), 호르마(Hormah),

31 시글락(Ziklag), 맛만나(Madmannah), 산산나(Sansannah),

32 르바옷(Lebaoth), 실힘(Shilhim), 아인(Ain), 림몬(Rimmon) —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

33 평지 — 에스다올(Eshtaol), 소라(Zorah), 아스나(Ashnah),

34 사노아(Zanoah), 엔 간님(En-gannim), 답부아(Tappuah), 에남(Enam),

35 야르뭇(Jarmuth), 아둘람(Adullam), 소고(Socoh), 아세가(Azekah),

36 사아라임(Shaaraim), 아디다임(Adithaim), 그데라(Gederah), 그데로다임(Gederothaim) — 14 성읍과 그 마을들.

37 스난(Zenan), 하다사(Hadashah), 믹달 갓(Migdal-gad),

38 딜르안(Dilean), 미스베(Mizpeh), 욕드엘(Joktheel),

39 라기스(Lachish), 보스갓(Bozkath), 에글론(Eglon),

40 갑본(Cabbon), 라함(Lahmam), 기들리스(Chitlish),

41 그데롯(Gederoth), 벳 다곤(Beth-dagon), 나아마(Naamah), 막게다(Makkedah) — 16 성읍과 그 마을들.

42 립나(Libnah), 에델(Ether), 아산(Ashan),

43 입다(Iphtah), 아스나(Ashnah), 느십(Nezib),

44 그일라(Keilah), 악십(Achzib), 마레사(Mareshah) — 9 성읍과 그 마을들.

45 에그론(Ekron)과 딸린 성읍들과 마을들.

46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 아스돗 부근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마을들.

47 아스돗(Ashdod)과 딸린 성읍들과 마을들. 가사(Gaza)와 딸린 성읍들과 마을들 — 이집트 냇가까지, 대해 경계까지.

48 산지 — 사밀(Shamir), 얏딜(Jattir), 소고(Socoh),

49 단나(Dannah), 기럇 산나(Kiriath-sannah — 곧 드빌),

50 아납(Anab), 에스드모(Eshtemoh), 아님(Anim),

51 고센(Goshen), 홀론(Holon), 길로(Giloh) — 11 성읍과 그 마을들.

52 아랍(Arab), 두마(Dumah), 에산(Eshan),

53 야님(Janim), 벳 답부아(Beth-tappuah), 아베가(Aphekah),

54 훔다(Humtah), 기럇 아르바(Kiriath-arba — 곧 헤브론), 시올(Zior) — 9 성읍과 그 마을들.

55 마온(Maon), 갈멜(Carmel), 십(Ziph), 윳다(Juttah),

56 이스르엘(Jezreel), 욕드암(Jokdeam), 사노아(Zanoah),

57 가인(Kain), 기브아(Gibeah), 딤나(Timnah) — 10 성읍과 그 마을들.

58 할훌(Halhul), 벳 술(Beth-zur), 그돌(Gedor),

59 마아랏(Maarath), 벳 아놋(Beth-anoth), 엘드곤(Eltekon) — 6 성읍과 그 마을들.

60 기럇 바알(Kiriath-baal — 곧 기럇 여아림), 랍바(Rabbah) — 2 성읍과 그 마을들.

61 광야 — 벳 아라바(Beth-arabah), 밋딘(Middin), 스가가(Secacah),

62 닙산(Nibshan), 소금 성읍(City of Salt), 엔 게디(En-gedi) — 6 성읍과 그 마을들.

63 그러나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Jerusalem)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늘까지 살고 있다.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여호수아서가 솔직히 기록한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즉위한 후에야 점령된다(사무엘하 5장). 그 전까지 수백 년간 이 도시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이방 성읍으로 남아 있었다.

라기스(Lachish) — 39절에 등장하는 이 성읍은 고고학적으로 가장 풍부하게 발굴된 가나안 도시 중 하나다. 1930년대 영국 팀(제임스 레스너 스타키)과 1973-87년 이스라엘 팀(다비드 우시시킨)이 발굴했다. BC 12세기 말 거대한 파괴층이 확인되며, 이를 여호수아의 점령과 연결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 연대 일치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된다.



다음 장 —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는다. 게셀은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정복의 빈틈이 다시 드러난다.




여호수아 16장 — 게셀의 빈틈


요셉 자손의 몫

1 요셉(Joseph) 자손에게 제비가 돌아간 몫은 요단 강(Jordan)에서 여리고(Jericho) 물까지, 여리고 동쪽 광야에서 시작하여 여리고에서 벧엘(Bethel) 산지로 올라갔다.

2 벧엘에서 루스(Luz)로 나가 아렉 사람(Archites)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Ataroth)으로.

3 서쪽으로 내려가 야블렛 사람(Japhletites)의 경계와 아래 벧 호론(Lower Beth-horon) 경계와 게셀(Gezer)로, 끝은 바다였다.

4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Manasseh)와 에브라임(Ephraim)이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하나지만,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로 인정받아 사실상 ’이중 몫’을 받게 된다. 야곱이 임종 전에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것(창세기 48장)의 결과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아도 열두 지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다.





에브라임의 경계

5 에브라임 자손의 경계는 그 가족에 따라 이러했다. 그 유산의 동쪽 경계는 아다롯 앗달(Ataroth-addar)에서 위쪽 벧 호론(Beth-horon)까지였다.

6 서쪽으로 경계가 믹므다(Michmethath)에서 북쪽으로 굽어 다아낫 실로(Taanath-shiloh)로 돌아 동쪽 야노아(Janoah)를 지났다.

7 야노아에서 아다롯(Ataroth)과 나아라(Naarah)로 내려가 여리고에 닿아 요단 강으로 나갔다.

8 답부아(Tappuah)에서 서쪽으로 가나 시내(Kanah Brook)로 가서 바다로 끝났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9 에브라임 자손에게는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에도 따로 성읍들이 있었다 —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

10 그러나 그들은 게셀(Gezer)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다. 가나안 사람이 에브라임 가운데 오늘까지 살고 있다. 강제 노동을 하는 종이 되었다.

게셀(Gezer) — 에브라임 서쪽 경계에 있는 이 도시는 고대 근동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텔 게셀(Tel Gezer, 현대 이스라엘 중부)에서 1902-09년(맥알리스터), 1964-73년(라이트·데버), 1984년 이후(댄버와 다른 팀들)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굴되었다. 유명한 ’게셀 달력(Gezer Calendar, BC 10세기)’이 여기서 출토되었다 — 히브리어로 쓰인 가장 오래된 농업 달력 중 하나. 열왕기상 9장에 따르면 이집트 파라오가 게셀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강제 노동을 하는 종이 되었다” —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대신 노동력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타협이 훗날 사사기가 반복해서 지적하는 문제의 씨앗이 된다. 정복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은 결과가 누적된 것이다.



다음 장 — 므낫세 지파의 땅이 기록된다. 그리고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시 등장한다. 광야에서 요청한 약속이 가나안에서 이루어진다.




여호수아 17장 — 딸들의 상속


므낫세 지파의 몫

1 므낫세 지파 — 그는 요셉의 맏아들 — 에게도 제비가 돌아갔다. 므낫세의 맏아들 마길(Machir)은 길르앗(Gilead)의 아버지였는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2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 — 그 가족에 따라 — 도 몫을 받았다. 아비에셀(Abiezer)의 자손, 헬렉(Helek)의 자손, 아스리엘(Asriel)의 자손, 세겜(Shechem)의 자손, 헤벨(Hepher)의 자손, 스미다(Shemida)의 자손. 이들이 므낫세의 아들 요셉 자손 중 남자들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슬로브핫의 딸들

3 그런데 헤벨(Hepher)의 아들 슬로브핫(Zelophehad · ㉸ 즐로프하드)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딸들의 이름은 말라(Mahlah), 노아(Noah), 호글라(Hoglah), 밀가(Milcah), 디르사(Tirzah)였다.

4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에게 유산을 주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에 따라 그들에게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었다.

5 요단 강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도 므낫세에게 열 몫이 돌아갔다.

6 므낫세의 딸들이 그 아들들 가운데서 유산을 받았다.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아들들에게 돌아갔다.

슬로브핫의 딸들은 민수기 27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자 딸들이 모세 앞에 나서서 “왜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 이름이 지파에서 사라져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여호와가 그 요청을 옳다고 인정하고, 아들 없는 자의 유산은 딸에게 돌아가도록 율법을 개정했다. 그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의 단독 토지 상속 — 메소포타미아의 함무라비 법전(BC 18세기)은 딸의 상속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딸이 재산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 재산권이 강했지만, 가나안 일반에서는 부계 상속이 원칙이었다. 슬로브핫 딸들의 사례는 이런 배경에서 이례적인 법적 선례였다. 현대 페미니스트 신학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다.

민수기 36장은 이 결정에 후속 조건을 단다 — 슬로브핫 딸들은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가 다른 지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성의 상속권을 보호하면서도 지파별 토지 구획을 유지하려는 절충이었다.





므낫세의 경계

7 므낫세 경계는 아셀(Asher)에서 세겜(Shechem) 맞은편 믹므다(Michmethath)까지였다. 경계가 남쪽으로 돌아 엔 답부아(En-tappuah) 주민 쪽으로 갔다.

8 답부아(Tappuah)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으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다.

9 경계가 가나 시내(Kanah Brook) 남쪽으로 내려갔다. 에브라임의 성읍들이 므낫세 성읍들 가운데 있었다. 므낫세 경계는 시내 북쪽이었고 끝은 바다였다.

10 남쪽은 에브라임, 북쪽은 므낫세였다. 바다가 경계였다. 그들이 북쪽으로 아셀에, 동쪽으로 잇사갈에 닿았다.

11 잇사갈과 아셀 안에서 므낫세는 벧 산(Beth-shean)과 그 마을들, 이블르암(Ibleam)과 그 마을들, 돌(Dor)과 그 마을들, 엔 돌(En-dor)과 그 마을들, 다아낙(Taanach)과 그 마을들, 므깃도(Megiddo)와 그 마을들 — 세 높은 곳을 받았다.

12 그러나 므낫세 자손은 이 성읍들을 차지할 수 없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13 이스라엘 자손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하지만 쫓아내지는 않았다.

므깃도(Megiddo) — 고대 근동 사회 역사에서 가장 많이 전쟁이 벌어진 요충지 중 하나다. 나폴레옹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전쟁터”라 불렀다. 1903년 이후 여러 차례 발굴되었으며(고트리프 슈마허, 오리엔탈 인스티튜트 팀, 이스라엘 핑켈슈타인 등) 총 20개 이상의 정착층이 확인되었다. ’므깃도의 언덕(Har Megiddo)’이 신약성경에서 ’아마겟돈(Armageddon)’의 어원이 된다.





요셉 자손의 불만

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지금까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제비를 한 몫만 주십니까?”

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큰 민족이라면, 브리스 사람(Perizzites)과 르바임(Rephaites)의 땅인 삼림 지역으로 올라가서 직접 개간하시오. 에브라임 산지가 당신들에게 너무 좁다면.”

16 요셉 자손이 말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벧 산과 그 마을들과 이스르엘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은 모두 철 병거(iron chariots)를 가지고 있습니다.”

17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 에브라임과 므낫세 — 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큰 민족이고 힘이 있소. 제비를 하나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18 삼림 지역도 당신들 것이요, 그것을 개간하면 끝까지 당신들 것이 될 것이요. 가나안 사람이 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하다 해도 — 당신들이 그들을 몰아낼 것이요.”

철 병거 — 전차전은 평원에서 결정적 우위를 만든다. BC 12세기 철기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은 아직 철 기술이 부족했다. 철 병거를 가진 가나안 도시들은 여호수아의 보병 중심 군대가 직접 돌파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이 기술 격차는 사사기까지 이어진다. 여호수아의 대답 — “몰아낼 수 있다” — 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돌린다.



다음 장 — 아직 땅을 받지 못한 일곱 지파가 남아 있다. 여호수아는 실로에 성막을 세우고, 측량 팀을 보내 나머지 땅을 기록하게 한다.




여호수아 18장 — 실로의 천막


성막이 실로에 서다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Shiloh)에 모였다. 거기에 회막(Tent of Meeting)을 세웠다. 땅은 그들에게 정복되어 있었다.

실로 —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뒤 첫 종교 중심지다.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했으며, 오늘날 이스라엘 중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키르벳 세일룬(Khirbet Seilun)이 그 자리다. 1922년 덴마크 고고학 팀이 처음 발굴하고, 1981-84년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스라엘 핀켈슈타인이 집중 발굴했다. BC 12-11세기에 걸친 활발한 정착층이 확인되었다. 사무엘서까지 법궤와 성막이 이곳에 머물렀다. 이후 블레셋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2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직 유산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일곱이 남아 있었다.

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을 언제까지 게을리하고 있겠소?

4 각 지파에서 세 사람을 뽑으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겠소. 그들이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지파에 따라 기록하고 내게 돌아오도록.

5 그들이 그것을 일곱 몫으로 나누시오. 유다는 남쪽 경계에서, 요셉의 집은 북쪽 경계에서.

6 당신들은 그 땅을 일곱 몫으로 기록하여 내게 가져오시오. 여기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소.

7 레위인에게는 당신들 가운데 몫이 없소. 여호와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오.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강 동편에서 이미 유산을 받았소 —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을.”

“언제까지 게을리하고 있겠소?” — 이 질문은 날카롭다. 땅이 정복되어 있는데도 가서 차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인지, 안주인지 —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여호수아가 직접 측량 작업을 조직한다.





땅을 측량하다

8 사람들이 일어나 갔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기록하러 가는 그들에게 명령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기록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실로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겠다.”

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마다 일곱 몫으로 책에 기록하고 실로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10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지파에 따라 땅을 나누어 주었다.

측량 후 제비 — 먼저 땅을 기록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순서가 흥미롭다. 인간의 작업(측량·기록)과 신적 결정(제비)이 함께 작동한다. 제비는 선택의 객관성과 신적 승인을 동시에 부여했다. 잠언 16:33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고 말한다.





베냐민 지파의 몫

11 베냐민 자손 지파 제비가 그 가족에 따라 먼저 나왔다. 그 제비 뽑은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사이에 있었다.

12 북쪽 경계는 요단 강에서 시작하여 여리고 어깨로 올라가 산지를 서쪽으로 지나 벧 아웬(Beth-aven) 광야로 끝났다.

13 거기서 경계가 루스(Luz) 남쪽 어깨 — 곧 벧엘 — 로 지나갔다. 경계가 아다롯 앗달(Ataroth-addar)로 내려가 아래 벧 호론(Beth-horon) 남쪽 산으로.

14 경계가 서쪽으로 돌아 벧 호론 맞은편 산에서 남쪽으로 구부러져 기럇 바알(Kiriath-baal — 곧 기럇 여아림), 유다 자손의 성읍으로 끝났다. 이것이 서쪽.

15 남쪽은 기럇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넵도아(Nephtoah) 물 샘으로 나갔다.

16 경계가 힌놈의 아들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산 아래로, 즉 르바임 골짜기 북쪽으로 내려갔다. 힌놈 골짜기로 내려가 여부스(Jebus) 남쪽으로, 엔 로겔(En-rogel)로 내려갔다.

17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 세메스(En-shemesh)로 나가 아두밈 고개(Ascent of Adummim) 맞은편 그릴롯(Geliloth)으로 나갔다. 르우벤의 아들 보한 돌(Stone of Bohan)로 내려가,

18 북쪽으로 아라바(Arabah) 맞은편 어깨를 지나 아라바로 내려갔다.

19 경계가 벧 호글라(Beth-hoglah) 어깨 북쪽을 지나 경계의 끝이 사해(Salt Sea) 북만, 요단 강 남쪽 끝이었다. 이것이 남쪽 경계.

20 동쪽 경계는 요단 강이었다. 이것이 사방 경계에 따른 베냐민 자손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베냐민의 성읍들

21 베냐민 자손 지파의 성읍들 — 그 가족에 따라:

여리고(Jericho), 벧 호글라(Beth-hoglah), 에멕 그시스(Emek-keziz),

22 벧 아라바(Beth-arabah), 스마라임(Zemaraim), 벧엘(Bethel),

23 아위(Avvim), 바라(Parah), 오브라(Ophrah),

24 그바르 암모니(Chephar-ammoni), 오브니(Ophni), 게바(Geba) — 12 성읍과 그 마을들.

25 기브온(Gibeon), 라마(Ramah), 브에롯(Beeroth),

26 미스베(Mizpah), 그비라(Chephirah), 모사(Mozah),

27 레겜(Rekem), 이르브엘(Irpeel), 다랄라(Taralah),

28 셀라(Zelah), 엘렙(Eleph), 여부스(Jebus — 곧 예루살렘), 기브아(Gibeah), 기럇(Kiriath) — 14 성읍과 그 마을들. 이것이 베냐민 자손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끼어있다. 훗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울(히브리 이름 사울)도 로마서 11:1에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밝힌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에 걸쳐 있어서, 두 지파 모두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음 장 — 나머지 여섯 지파 — 시므온,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 — 의 땅이 기록된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의 몫이 주어진다.




여호수아 19장 — 흩어진 자들과 지도자의 몫


시므온 지파 — 유다 안에 사는 자들

1 두 번째 제비는 시므온(Simeon)에게 돌아갔다 — 시므온 자손 지파, 그 가족에 따라.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 있었다.

2 그들의 유산은: 브엘세바(Beersheba), 세바(Sheba), 몰라다(Moladah),

3 하살 수알(Hazar-shual), 발라(Balah), 에셈(Ezem),

4 엘돌랏(Eltolad), 브둘(Bethul), 호르마(Hormah),

5 시글락(Ziklag), 벧 말가봇(Beth-marcaboth), 하살 수사(Hazar-susah),

6 벧 르바옷(Beth-lebaoth), 사루헨(Sharuhen) — 13 성읍과 그 마을들.

7 아인(Ain), 림몬(Rimmon), 에델(Ether), 아산(Ashan) — 4 성읍과 그 마을들.

8 이 성읍들 주변의 모든 마을들은 바알랏 브엘(Baalath-beer) — 곧 남쪽의 라마 — 까지. 이것이 시므온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9 시므온 자손의 유산은 유다 자손 몫에서 나온 것이었다. 유다 자손의 몫이 그들에게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므온 자손이 그 유산 가운데서 유산을 받았다.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다. 유다의 땅 안에 성읍들을 받을 뿐이다. 야곱이 임종 전 시므온과 레위에게 “나는 그들을 야곱 가운데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창세기 49:7)고 선언했는데, 그 말이 두 지파에서 다르게 이루어졌다. 레위는 종교적 흩어짐으로, 시므온은 영토적 흡수로. 시므온 지파는 이후 역사에서 점차 유다에 흡수되어 독립적 언급이 사라진다.





스불론 지파

10 세 번째 제비는 스불론(Zebulun) 자손에게 돌아갔다 — 그 가족에 따라.

경계는 사릿(Sarid)까지였다.

11 서쪽으로 마랄라(Maralah)로 올라가 답베셋(Dabbesheth)에 닿아 욕느암(Jokneam) 맞은편 시내까지.

12 사릿에서 동쪽으로 돌아 기슬롯 다볼(Chisloth-tabor)의 경계로, 다브랏(Daberath)으로 나가 야비아(Japhia)로 올라갔다.

13 거기서 동쪽으로 깃다 헤벨(Gath-hepher), 잇가신(Eth-kazin)으로 가서 림몬(Rimmon)으로 나가 네아(Neah)로 돌았다.

14 경계가 북쪽으로 한나돈(Hannathon)을 돌아 입다엘 골짜기(Valley of Iphtah-el)로 끝났다.

15 갓닷(Kattath), 나할랄(Nahalal), 시므론(Shimron), 이달라(Idalah), 벧레헴(Bethlehem) — 12 성읍과 그 마을들.

16 이것이 스불론 자손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





잇사갈 지파

17 네 번째 제비는 잇사갈(Issachar)에게 돌아갔다 — 잇사갈 자손, 그 가족에 따라.

18 그들의 경계는: 이스르엘(Jezreel), 그술롯(Chesulloth), 수넴(Shunem),

19 하바라임(Hapharaim), 시온(Shion), 아나하랏(Anaharath),

20 랍빗(Rabbith), 기시온(Kishion), 에베스(Ebez),

21 레멧(Remeth), 엔 간님(En-gannim), 엔 핫다(En-haddah), 벧 밧세스(Beth-pazzez).

22 경계가 다볼(Tabor), 사하수마(Shahazumah), 벧 세메스(Beth-shemesh)에 닿아, 요단 강으로 끝났다 — 16 성읍과 그 마을들.

23 이것이 잇사갈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성읍들과 그 마을들.





아셀 지파

24 다섯 번째 제비는 아셀(Asher) 자손 지파에게 돌아갔다 — 그 가족에 따라.

25 그들의 경계는: 헬갓(Helkath), 할리(Hali), 베덴(Beten), 악삽(Achshaph),

26 알람멜렉(Allammelech), 아맛(Amad), 미살(Mishal). 경계가 서쪽으로 갈멜(Carmel)과 시홀 립낫(Shihor-libnath)에 닿았다.

27 동쪽으로 돌아 벧 다곤(Beth-dagon)으로, 스불론에 닿아 입다엘 골짜기(Valley of Iphtah-el)에 닿았다. 북쪽으로 벧 에멕(Beth-emek)과 느이엘(Neiel)을 거쳐 가불(Cabul) 왼쪽으로 나갔다.

28 에브론(Ebron), 르홉(Rehob), 함몬(Hammon), 가나(Kanah) — 큰 시돈(Sidon)까지.

29 경계가 라마(Ramah)로 돌아 요새 도시 두로(Tyre)까지 이르렀다. 경계가 호사(Hosah)로 돌아 악십(Achzib) 지역에서 바다로 끝났다.

30 움마(Ummah), 아벡(Aphek), 르홉(Rehob) — 22 성읍과 그 마을들.

31 이것이 아셀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





납달리 지파

32 여섯 번째 제비는 납달리(Naphtali) 자손에게 돌아갔다 — 납달리 자손, 그 가족에 따라.

33 그들의 경계는 헬렙(Heleph)에서 사아난님(Saanannim)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시작하여, 아다미 네겝(Adami-nekeb)과 야브느엘(Jabneel)을 거쳐 락굼(Lakkum)까지, 요단 강으로 끝났다.

34 서쪽으로 경계가 아스놋 다볼(Aznoth-tabor)로 돌아 거기서 훅곡(Hukkuk)으로 나갔다. 남쪽으로 스불론에 닿고, 서쪽으로 아셀에 닿고, 동쪽으로 요단 가에 있는 유다에 닿았다.

35 요새 성읍들: 싯딤(Ziddim), 세르(Zer), 함맛(Hammath), 락갓(Rakkath), 긴네렛(Chinnereth),

36 아다마(Adamah), 라마(Ramah), 하솔(Hazor),

37 게데스(Kedesh), 에드레이(Edrei), 엔 하솔(En-hazor),

38 이론(Yiron), 믹다렐(Migdal-el), 호렘(Horem), 벧 아낫(Beth-anath), 벧 세메스(Beth-shemesh) — 19 성읍과 그 마을들.

39 이것이 납달리 자손 지파의 유산이었다 — 그 가족에 따라, 성읍들과 그 마을들.





단 지파 — 그리고 이동

40 일곱 번째 제비는 단(Dan) 자손 지파에게 돌아갔다 — 그 가족에 따라.

41 그들의 유산 경계는: 소라(Zorah), 에스다올(Eshtaol), 이르 세메스(Ir-shemesh),

42 사알랍빈(Shaalabbin), 아얄론(Aijalon), 이들라(Ithlah),

43 엘론(Elon), 딤나(Timnah), 에그론(Ekron),

44 엘드게(Eltekeh), 깁브돈(Gibbethon), 바알랏(Baalath),

45 여훗(Jehud), 브네 브락(Bene-berak), 가드 림몬(Gath-rimmon),

46 메 야르곤(Me-jarkon), 락곤(Rakkon), 욥바(Joppa)와 마주한 경계까지.

47 단 자손의 경계가 그들에게서 벗어났다. 단 자손이 올라가 레셈(Leshem)을 쳐서 칼날로 빼앗아 차지했다. 거기 살고 그 이름을 자기 조상 단의 이름으로 단(Dan)이라 불렀다.

단 지파의 이동 — 배정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한 유일한 지파다. 사사기 18장이 이 이동을 자세히 서술한다. 레셈(Leshem)은 사사기에서 라이스(Laish)라 불리며, 훗날 단(Dan) 시가 된다. 오늘날 이스라엘 최북단 텔 단(Tel Dan)이 그 자리다. 1966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단의 축복’이라는 히브리어 비문이 출토되었고, BC 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다윗 왕가(House of David)’ 비문도 여기서 발견되었다(1993년).





여호수아의 몫

48 이스라엘 자손이 경계에 따라 유산 나누기를 마쳤을 때, 그들이 여호수아 — 눈의 아들 — 에게 그들 가운데서 유산을 주었다.

49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가 요청한 성읍 — 에브라임(Ephraim) 산지에 있는 딤낫 세라(Timnath-serah) — 을 주었다. 그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살았다.

딤낫 세라(Timnath-serah) — 여호수아 24:30에서 그가 죽어 묻히는 곳이기도 하다. 요청한 땅에서 살다 그 땅에 묻히는 것. 지도자가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에 뿌리를 내린다.

50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에게 그가 요청한 성읍을 주었다. 그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서 살았다.

51 이것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제비 뽑아 나누어 준 유산이었다. 이렇게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다음 장 — 도피성을 세운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 보복자를 피해 달아날 수 있는 여섯 곳.




여호수아 20장 — 도망칠 곳


도피성을 세워라

1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3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피 보복자를 피할 피난처가 될 것이다.

4 그가 그 성읍들 중 하나로 도망하여 성읍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 귀에 자기 사정을 고하면, 그들이 그를 성읍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 가운데 거할 곳을 줄 것이다.

5 피 보복자가 그를 추격해와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에게 내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웃을 의도 없이 쳤고 과거에 원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6 그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때의 대제사장(high priest)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살 것이다. 그 후에야 살인자가 자기 성읍, 자기 집 — 그가 도망쳐온 성읍 — 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도피성(城 of Refuge, עָרֵי הַמִּקְלָט) — 고의 살인과 과실 살인을 법적으로 구별하여 다루는 제도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원칙이 확립되었고, 여기서 구체적 장소로 실행된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신전이나 성소가 도피처로 기능하는 관습이 있었다(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모두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신전이 아닌 별도의 성읍이라는 점, 그리고 법적 재판 절차와 명시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고의와 과실의 법적 구분이 체계화된 초기 사례 중 하나다.

대제사장의 죽음 — 과실 살인자의 도피성 거주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는 자유롭게 귀환할 수 있다. 이 규정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일종의 속죄 기능을 한다는 해석, 혹은 피 보복자의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는 실용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있다. 후대 유대교 미드라시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과실 살인자를 위한 대속적 역할을 한다고 풀이했다.





여섯 성읍

7 그들이 갈릴리(Galilee) 산지 납달리(Naphtali)의 게데스(Kedesh),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Shechem),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Kiriath-arba — 곧 헤브론)를 거룩한 곳으로 정했다.

8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동편 광야에서는 르우벤(Reuben) 지파에서 베셀(Bezer), 갓(Gad) 지파에서 길르앗(Gilead)의 라못(Ramoth), 므낫세(Manasseh) 지파에서 바산(Bashan)의 골란(Golan)을 정했다.

여섯 성읍의 위치 — 요단 강 서편 셋(게데스·세겜·헤브론), 요단 강 동편 셋(베셀·라못·골란). 각 지역에 걸쳐 균형 있게 배치되었다. 이스라엘 전체 어디서나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실용적 배치다. 오늘날 고란 고원(골란 고원)은 이 골란에서 지명이 유래한다.

9 이것들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을 위해 정해진 성읍들이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든 회중 앞에 서기 전에 피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도록 거기로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 —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시민만이 아니라 이방 거류민에게도 적용된다. 법의 보호가 민족 경계를 넘는다. 민수기 35:15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세겜의 도피성 — 세겜은 다음 시대(사사기 이후)에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는 이 도시가, 여기서는 도망자를 받아들이는 피난처로 설정된다. 도시 하나가 역사의 겹겹이 쌓인 의미를 품고 있다.



다음 장 — 레위인의 성읍. 땅이 없는 지파가 이스라엘 전역 48곳에 흩어져 자리를 잡는다. 야곱의 저주가 이상한 방식으로 복이 된다.




여호수아 21장 — 흩어짐이 복이 되다


레위인의 청원

1 레위 지파 족장들이 실로(Shiloh)에서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말했다.

2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살 성읍들을 주고 가축을 위한 초지도 주라 하셨습니다.”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 유산에서 레위인에게 이 성읍들과 초지를 주었다.

레위인은 땅 없는 지파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의 성읍 안에 거주할 도시들을 받는다. 이것은 민수기 35장에서 이미 명령된 것이었다. 야곱이 레위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흩으리라”(창세기 49:7)고 한 저주가 여기서 다른 의미로 변형된다 — 흩어짐이 종교적 역할의 분산으로 바뀐다. 레위인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은, 율법과 제사 기능이 이스라엘 전역에 유지된다는 의미였다.





48 성읍의 분배

4 제비가 그핫(Kohath) 가족들에게 먼저 돌아갔다. 레위인 중 제사장 아론(Aaron)의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로 13 성읍이 돌아갔다.

5 그핫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는 에브라임 지파 가족들,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로 10 성읍이 돌아갔다.

6 게르손(Gershon) 자손들에게는 잇사갈 지파 가족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의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로 13 성읍이 돌아갔다.

7 므라리(Merari) 자손들에게는 그 가족에 따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12 성읍이 돌아갔다.

8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초지를 레위인에게 주었다.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성읍

9 유다 자손 지파와 시므온 자손 지파에서 이 이름으로 준 성읍들:

10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인 아론 자손들이 먼저 제비가 돌아갔기 때문에,

11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Kiriath-arba) — 아르바는 아낙(Anak)의 아버지 — 를 그들에게 주었다. 곧 헤브론(Hebron)과 그 주변 초지.

12 그 성읍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 그의 소유로.

13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것: 도피성 헤브론과 초지, 립나(Libnah)와 초지,

14 얏딜(Jattir)과 초지, 에스드모(Eshtemoa)와 초지,

15 홀론(Holon)과 초지, 드빌(Debir)과 초지,

16 아인(Ain)과 초지, 윳다(Juttah)와 초지, 벧 세메스(Beth-shemesh)와 초지 —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

17 베냐민 지파에서: 기브온(Gibeon)과 초지, 게바(Geba)와 초지,

18 아나돗(Anathoth)과 초지, 알몬(Almon)과 초지 — 4 성읍.

19 아론 자손 제사장들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초지였다.

아나돗(Anathoth) —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레위인 성읍이다. 이 이름이 중요한 이유: 예레미야가 이 성읍 출신이다(예레미야 1:1).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언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배경이 여기서 시작된다.





나머지 레위인의 성읍들

20 그핫 자손의 나머지 레위인 가족들 — 에브라임 지파에서 제비로:

21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Shechem)과 초지, 게셀(Gezer)과 초지,

22 깁사임(Kibzaim)과 초지, 벧 호론(Beth-horon)과 초지 — 4 성읍.

23 단 지파에서: 엘드게(Eltekeh)와 초지, 깁브돈(Gibbethon)과 초지,

24 아얄론(Aijalon)과 초지, 가드 림몬(Gath-rimmon)과 초지 — 4 성읍.

25 므낫세 반 지파에서: 다아낙(Taanach)과 초지, 가드 림몬(Gath-rimmon)과 초지 — 2 성읍.

26 그핫 나머지 가족들의 성읍은 모두 10 성읍과 그 초지였다.

27 게르손 자손 레위인 가족들 — 므낫세 반 지파에서: 도피성 바산(Bashan)의 골란(Golan)과 초지, 베에스드라(Beeshterah)와 초지 — 2 성읍.

28 잇사갈 지파에서: 기시온(Kishion)과 초지, 다브랏(Daberath)과 초지,

29 야르뭇(Jarmuth)과 초지, 엔 간님(En-gannim)과 초지 — 4 성읍.

30 아셀 지파에서: 미살(Mishal)과 초지, 압돈(Abdon)과 초지,

31 헬갓(Helkath)과 초지, 르홉(Rehob)과 초지 — 4 성읍.

32 납달리 지파에서: 도피성 갈릴리의 게데스(Kedesh)와 초지, 함못 돌(Hammoth-dor)과 초지, 가르단(Kartan)과 초지 — 3 성읍.

33 게르손 가족들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초지였다.

34 므라리 자손 레위인 가족들 — 스불론 지파에서: 욕느암(Jokneam)과 초지, 가르다(Kartah)와 초지,

35 딤나(Dimnah)와 초지, 나할랄(Nahalal)과 초지 — 4 성읍.

36 르우벤 지파에서: 베셀(Bezer)과 초지, 야하스(Jahaz)와 초지,

37 그데못(Kedemoth)과 초지, 메바앗(Mephaath)과 초지 — 4 성읍.

38 갓 지파에서: 도피성 길르앗(Gilead)의 라못(Ramoth)과 초지, 마하나임(Mahanaim)과 초지,

39 헤스본(Heshbon)과 초지, 야스엘(Jazer)과 초지 — 4 성읍.

40 므라리 자손 가족들의 성읍은 모두 12 성읍이었다.

41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 가운데 있는 레위인의 성읍은 모두 48 성읍과 그 초지였다.

42 이 성읍들은 각각 성읍과 그 주변 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모든 성읍이 그러했다.





약속이 이루어지다

43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서 살았다.

44 여호와가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어떤 원수도 그들 앞에 서지 못했다. 여호와가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45 여호와가 이스라엘 집에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 중에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다. 다 이루어졌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었다” — 13장에서 “아직 남은 땅”을 열거했던 바로 그 책이, 21장 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한다. 모순처럼 보인다. 학자들은 이 두 관점이 편집 과정에서 공존하게 된 것으로 본다 — 역사적 불완전함과 신학적 완성을 동시에 담는 방식.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는 신뢰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다음 장 —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요단 강가에 거대한 제단을 쌓자, 서편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준비한다. 같은 언약 안의 오해와 해소.




여호수아 22장 — 요단 강가의 오해


동편 지파들을 보내다

1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Reuben) 사람들과 갓(Gad) 사람들과 므낫세(Manasseh) 반 지파를 불렀다.

2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소.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도 내 말을 들었소.

3 오랫동안 오늘까지 당신들이 형제들을 버리지 않았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소.

4 이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소. 이제 돌아가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강 동편에서 당신들에게 준 유산, 당신들의 장막으로.

5 다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매우 조심하여 행하시오 —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6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떠나보냈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다.

7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Bashan)에서 몫을 주었다. 나머지 반에게는 여호수아가 형제들과 함께 요단 강 서편에서 몫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보낼 때 그들을 축복하며

8 말했다. “많은 재산과 함께 돌아가시오 — 많은 가축과 은, 금, 구리, 철, 매우 많은 옷을 가지고. 당신들의 원수에게서 빼앗은 것을 형제들과 나누시오.”





요단 강가의 제단

9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돌아갔다.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자기 소유 땅 길르앗(Gilead) — 가나안 땅 실로(Shiloh)에서 — 으로.

10 그들이 가나안 땅 요단 강 경계에 이르렀을 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거기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다. 크고 보기에 두드러진 제단이었다.

11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다.

“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 요단 가에 — 이스라엘 자손 쪽을 향한 곳에 — 제단을 쌓았다.”

12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온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실로(Shiloh)에 모였다. 그들을 치러 올라가려 했다.

오해의 구조 —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 외의 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성막이 있는 실로만이 공식 제사 장소였다. 요단 강 동편 지파들이 자기들만의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서편 이스라엘에게 배교로 보였다. 내전 직전의 순간이다.





사절단을 보내다

13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Eleazar)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14 각 지파에서 족장 한 명씩 —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지파 족장들인 군사 지도자들 — 열 명을 함께 보냈다.

15 그들이 길르앗 땅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서 말했다.

16 “온 여호와의 회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으니, 이것이 무슨 신앙 없는 짓이오?

17 우리가 브올(Peor)의 죄악에서 아직 깨끗하지 않소? 그 날로부터 재앙이 여호와의 회중에 임했소. 오늘까지도 우리가 그것에서 깨끗하지 못했는데,

18 당신들이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그만두려 하오? 당신들이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면, 내일 그분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노하실 것이오.

19 당신들의 소유 땅이 깨끗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 땅으로 건너오시오. 우리 가운데서 땅을 받으시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제단 외에 제단을 쌓아 우리에게 배반하지 마시오. 또 여호와에게 배반하지 마시오.’”





해명

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대답하여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들의 족장들에게 말했다.

22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 그분이 아시고 이스라엘도 알 것이오. 이것이 배반이거나 신앙 없음이라면, 오늘 우리를 구하지 마시오.

23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돌이키고 제단을 쌓아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한 것이라면, 여호와가 직접 요구하시도록 하시오.

24 그렇지 않소. 우리가 이것을 한 것은 한 가지 이유에서였소 — 두려움에서. 우리 말을 들으시오.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소?

25 여호와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요단 강을 경계로 삼으셨소. 당신들 르우벤과 갓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에게 아무 몫이 없소’ 하며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그치게 할 수도 있소.

26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했소. ’제단을 쌓자 — 번제나 제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27 우리와 당신들 사이와 우리 후 자손들 사이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 제물과 제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증거가 되도록. 그러면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에게 아무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28 우리가 말했소. ‘만약 그들이 우리나 우리 자손에게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오. 우리 조상들이 쌓은 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시오. 번제나 제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증거이오.’

29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려 한 것이 아니오.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물을 위해 제단을 쌓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려 한 것이 아니오.”





오해가 풀리다

30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족장들 — 이스라엘 군사 지도자들 —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이 한 말을 들었을 때, 보기에 좋았다.

31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했다.

“오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았소. 당신들이 여호와에게 이 신앙 없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오. 이제 당신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졌소.”

32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족장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땅 길르앗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했다.

33 그 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게 보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사는 땅에 올라가 그것을 멸하자고 더 말하지 않았다.

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드(Ed, ’증거’라는 뜻)라 불렀다. “이것은 우리 사이의 증거다 —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 갈등의 해소 —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오해가 대화로 풀린다. 무력을 쓰기 전에 사절을 보내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해명을 듣는다. 이 구조는 민수기와 사사기의 여러 폭력적 결말과 대조된다. 대화가 전쟁을 막는다.

요단 강 동편 지파들의 불안 — 지리적 분리가 신앙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제단의 배경이었다. 강을 경계로 나뉜 공동체가 훗날 하나의 언약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물리적 증거물을 세우려 한 것이다. 이 불안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 훗날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요단 강은 다시 경계가 된다.



다음 장 —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시작된다. 지도자의 고별사. 그는 “한 사람이 천 명을 쫓는다”고 말한다.




여호수아 23장 —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


마지막을 앞둔 지도자

1 오랜 세월이 지난 뒤 — 여호와가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소.

3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을 위해 이 모든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당신들이 다 보았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을 위해 싸우신 것이오.

4 보시오, 내가 제비 뽑아 당신들 지파에게 유산으로 이 민족들을 배당했소 — 내가 이미 멸한 자들로부터 요단 강에서 해 지는 편 대해까지.

5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쫓아내실 것이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오.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지키라

6 당신들은 매우 강하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시오. 거기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시오.

7 당신들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섞이지 마시오.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시오. 그것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지 마시오.

8 오직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하오. 오늘까지 당신들이 행한 것처럼.

9 여호와가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셨소. 오늘까지 아무도 당신들 앞에 설 수 없었소.

10 당신들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소.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이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11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 조심하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오.

“한 사람이 천 명을 쫓는다” — 이 표현은 신명기 32:30에도 나온다. 한 사람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배율이다. 이 이미지는 비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것이다 — 혼자서도 압도적 다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호수아는 이 말로 자신의 세대가 경험한 것을 요약한다.





경고

12 만약 당신들이 돌이켜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기울어지거든 — 당신들이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섞이고 그들도 당신들과 섞인다면.

13 알아두시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더 이상 몰아내지 않으실 것이오. 그들이 당신들에게 함정과 덫이 되고, 옆구리를 치는 채찍이 되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할 때까지.

14 이제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 하오. 당신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알거니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 중에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소. 다 이루어졌소. 하나도 빠지지 않았소.

15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가 모든 악한 것도 당신들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16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면 — 여호와의 진노가 당신들에게 타오를 것이오. 당신들이 그분이 당신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빨리 망할 것이오.”

이 고별사는 신명기의 어법을 많이 담는다 —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좋은 땅”.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지막 말(신명기 28-30장)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지도자가 교체되어도 경고는 같다.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 하오” — 죽음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다. 열왕기상 2:2에서 다윗도 솔로몬에게 같은 말을 한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됐다.” 죽음을 대면하는 방식이 직접 선언이 아닌 이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역사의 교훈 — 여호수아서의 이 경고는 이스라엘 역사의 결말을 이미 예고하는 것처럼 읽힌다. 사사기는 혼합, 왕정시대는 우상숭배,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에, 남유다는 BC 586년 바빌론에 망한다. 고별사가 예언이 되는 구조다.



다음 장 — 세겜에서 마지막 언약 갱신. 여호수아의 마지막 질문이 기다린다. “당신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 나와 내 집은


세겜에 모이다

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Shechem · ㉸ 스켐)에 모았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세겜은 이야기가 겹치는 땅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창세기 12:6-7). 야곱이 가족과 함께 살았고 후에 거기서 자기 신상들을 땅에 묻었던 곳(창세기 35:4). 요셉의 뼈가 묻힌 곳(여호수아 24:32).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수도(열왕기상 12장). 이 도시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가 가장 많이 쌓인 땅에서 다시 선택이 이루어진다.

세겜 발굴 — 1913-14년 에른스트 젤린, 1956-69년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가 이끈 하버드·드루·맥코믹 팀이 집중 발굴했다. BC 12세기 큰 신전 유적이 확인되었다(미그달 신전, “요새 신전”). 사사기 9장의 바알 브릿 신전이 이 시기와 겹친다. BC 12세기 세겜에 대규모 종교 집회가 가능한 시설이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근거다.





역사 낭독

2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소.

’오래 전에 당신들의 조상들 — 아브라함(Abraham)의 아버지, 나홀(Nahor)의 아버지 데라(Terah) —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3 내가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리고 와서 가나안 온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자손을 많게 했다. 내가 그에게 이삭(Isaac)을 주었다.

4 이삭에게는 야곱(Jacob)과 에서(Esau)를 주었다. 에서에게는 세일(Seir) 산을 유산으로 주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5 내가 모세와 아론(Aaron)을 보냈고, 이집트에 내가 행한 것들로 이집트를 쳤다. 그 후에 당신들을 이끌어 냈다.

6 내가 당신들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바다에 이르렀다. 이집트인들이 병거와 마병으로 당신들의 조상들을 갈대 바다(Red Sea)까지 쫓았다.

7 그들이 여호와에게 부르짖었고 내가 당신들과 이집트인들 사이에 어둠을 두었다. 바다를 그들 위에 쏟아부어 그들을 덮었다. 당신들의 눈이 이집트에서 행한 것을 보았다. 당신들이 광야에서 오랜 날을 살았다.

8 내가 당신들을 요단 강 동편에 사는 아모리(Amorite) 사람의 땅으로 데려갔다. 그들이 당신들과 싸웠고 내가 그들을 당신들 손에 넘겼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했고 내가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했다.

9 그때 모압(Moab) 왕 십볼의 아들 발락(Balak son of Zippor)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가 보내서 브올의 아들 발람(Balaam son of Beor)을 불러 당신들을 저주하게 했다.

10 그러나 나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당신들을 거듭 축복했다. 내가 당신들을 그의 손에서 건졌다.

11 당신들이 요단 강을 건넜다.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 성주들 —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 — 이 당신들과 싸웠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 손에 넘겼다.

12 내가 당신들 앞에 왕벌(hornet)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냈다. 당신들의 칼이 아니었고 당신들의 활이 아니었다.

13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수고하지 않은 땅과 당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당신들이 거기서 살았다. 당신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에서 먹는다.’

이 역사 낭독의 구조 — 신명기 26장의 “유랑하는 아람인”으로 시작하는 신앙 고백과 유사하다. 이스라엘 예배의 핵심 행위 중 하나가 구원의 역사를 공동으로 낭독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기억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억이 신앙을 형성한다. 이 형식을 학자들은 ’역사 신경(historical creed)’이라 부른다.





선택의 순간

14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시오. 당신들의 조상들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시오.

15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당신들 눈에 나쁘다면, 강 건너편에서 당신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이든, 당신들이 사는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 —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소(וַאֲנִי וּבֵיתִי נַעֲבֹד אֶת-יְהוָה)” — 구약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이 선언의 힘은 강요가 아닌 선택에 있다. 여호수아는 다른 선택지를 먼저 열어둔다.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의 답을 말한다. 이것은 명령이 아닌 고백이다. 오늘날 이 문장은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성경 문구 중 하나다.





백성의 응답

16 백성이 대답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일이오.

17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적들을 행하셨소. 우리가 걸어온 길 — 온 민족들 가운데서 — 내내 우리를 지키셨소.

18 여호와가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오.”

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오. 당신들의 배반과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오.

20 당신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돌이켜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고 당신들에게 선을 베푸신 뒤에 당신들을 멸하실 것이오.”

여호수아의 경고는 역설적이다. 백성이 “섬기겠다”고 하자, “못 섬길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비관론이 아니다. 언약의 무게를 알고 받으라는 도전이다. 쉽게 하는 맹세는 의미가 없다.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알고 그럼에도 선택하라는 것이다.





언약의 돌

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아니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소.”

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여호와를 선택했다는 증인은 당신들 자신이오.” 그들이 말했다. “증인이오.”

23 “그러면 이방 신들을 당신들 가운데서 치워버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시오.”

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소.”

25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세웠다. 그들을 위해 규례와 법도를 제정했다.

26 여호수아가 이 말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했다.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웠다.

27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했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오. 이 돌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부인할 때 이것이 당신들을 치는 증거가 될 것이오.”

28 여호수아가 백성을 각자의 유산으로 떠나보냈다.

“상수리나무 아래” — 창세기 12:6에서 아브라함이 세겜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상수리나무 곁”에 섰다. 창세기 35:4에서 야곱이 이방 신상들을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땅에 묻었다. 같은 나무 아래, 또는 같은 종류의 나무 아래에서 역사가 되풀이된다. 이방 신들을 묻었던 그 자리에서 여호와 언약의 돌이 선다.





세 사람이 묻히다

29 이 일들 뒤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Joshua son of Nun)가 죽었다 — 110세.

30 그들이 그를 그의 유산의 경계 안에 있는 딤낫 세라(Timnath-serah) — 에브라임 산지 — 에 묻었다. 가아스 산 북쪽이었다.

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생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수아 뒤에 살아남은 장로들 —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 의 날 동안도.

“여호수아 뒤에 살아남은 장로들의 날 동안” —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지점이다. 그 장로들이 죽은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사사기 2:10이 이어받는다 — “그 세대도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기억의 단절이 신앙의 단절이 된다.

32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Joseph)의 뼈를 세겜(Shechem)에 묻었다 —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Hamor)의 자손에게서 은 백 개로 산 땅 구역에. 그것이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되었다.

요셉의 뼈 — 창세기 50:25에서 요셉은 임종 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받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실 것이니 당신들은 내 뼈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시오.” 출애굽기 13:19에서 모세가 그 뼈를 가지고 나갔다.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땅 분배 — 그 긴 여정 끝에 뼈가 땅에 묻힌다. 요셉이 꿈꾸었던 땅에 돌아온다.

33 아론(Aaron)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도 죽었다. 그를 에브라임 산지 기브아(Gibeah)에 묻었다 — 그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에게 준 땅.

세 죽음으로 책이 닫힌다 — 여호수아(지도자), 요셉의 뼈(오랜 약속), 엘르아살(제사장). 지도자, 약속, 제사장직이 모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여호수아서는 완성이 아니라 인계로 끝난다.

세 종교의 세겜 — 세겜(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구 나블루스 근교)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땅이다. 유대교에서는 족장들의 땅.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4장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장소(야곱의 우물). 이슬람에서는 예언자 유수프(요셉)가 묻힌 땅으로 기억한다. 오늘날 요셉의 무덤(Tomb of Joseph)은 나블루스 동쪽에 있으며 유대인·기독교인·사마리아인·무슬림 모두가 순례하는 장소다.



여호수아서가 끝났다. 땅은 나뉘었고, 약속은 이루어졌고, 지도자는 묻혔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사사기가 이어받는다 — “여호수아 뒤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image: 사사기 표지]








사사기

왕이 없던 시절 —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사기 조망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왕정이 시작되기 전의 어두운 막간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들에게 빠져들고, 외세의 압제 아래 놓이고, 부르짖으면 사사가 일어나 구원하고, 다시 타락하는 — 죄/형벌/회개/구원의 순환이 일곱 번 반복된다. 옷니엘·에훗·드보라·기드온·입다·삼손, 그리고 마지막의 끔찍한 두 부록(미가의 우상, 베냐민 학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1부 · 정복의 미완성 (1~3장)

남은 가나안, 타락의 시작



2부 · 큰 사사들 (4~16장)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3부 · 두 개의 부록 (17~21장)

미가의 우상, 베냐민의 만행




사사기 1장 — 끝나지 않은 정복


여호수아가 없는 세상

1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2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유다(Judah)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주었다.”

3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Simeon · ㉸ 시메온)에게 말했다.

“내 제비로 받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 제비로 받은 땅으로 함께 가겠다.”

시므온이 함께 갔다.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지점에서 사사기가 시작된다. 지도자 없이 지파들이 스스로 묻고, 스스로 움직인다. 이 첫 장면부터 사사기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 통일된 이스라엘 대신, 개별 지파의 이야기들이다.





아도니 베섹

4 유다가 올라갔다. 여호와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베섹(Bezek)에서 만 명을 쳤다.

5 거기서 아도니 베섹(Adoni-bezek)을 만났다.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쳤다.

6 아도니 베섹이 도망쳤다. 그들이 그를 쫓아가 붙잡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7 아도니 베섹이 말했다.

“일흔 왕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내가 잘랐었다. 그들이 내 상 아래에서 먹었다.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셨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어갔고 거기서 죽었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 — 고대 근동 전쟁 포로 처우 중 하나였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활을 쏠 수 없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안정적으로 서서 싸울 수 없다. 전사로서의 능력을 영구히 박탈하는 방식이었다. 아도니 베섹 자신이 일흔 왕에게 이것을 했다고 고백한다. 본문은 그의 말을 통해 응보의 원리를 보여준다.





예루살렘과 헤브론

8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Jerusalem)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9 그 후에 유다 자손이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치러 내려갔다.

10 유다가 헤브론(Hebron)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치러 갔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Kiriath-arba)였다. 유다가 세새(Sheshai)와 아히만(Ahiman)과 달매(Talmai)를 쳤다.

헤브론은 현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 헤브론이다. 해발 930미터, 유대 산지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기럇아르바(‘아르바의 성읍’)는 가나안식 지명이며,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으로 여호수아 14장에 언급된다. 세새, 아히만, 달매는 아낙 자손이다.





갈렙의 딸과 샘

11 거기서 나아가 드빌(Debir)에 사는 자들을 쳤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세벨(Kiriath-sepher)이었다.

12 갈렙(Caleb · ㉸ 칼렙)이 말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Achsah)를 아내로 주겠다.”

13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Othniel · ㉸ 오트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옷니엘은 나중에 사사기 3장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한다. 그의 공적이 여기서 이미 시작된다.

14 악사가 시집올 때 그녀가 옷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렸다. 갈렙이 물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15 악사가 말했다.

“제게 복을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남방 땅으로 보내셨으니 샘물도 주십시오.”

갈렙이 윗 샘과 아랫 샘을 주었다.

이 짧은 장면은 당시 여성이 부동산 청원을 직접 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악사는 받은 땅이 메마른 남방임을 알고 샘물을 요청했다. 물이 있어야 땅이 산다는 현실적 판단이었다. 갈렙은 두 샘 모두를 주었다.





겐 사람

16 모세(Moses)의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Kenite)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야자나무 성에서 올라가 아랏(Arad) 남방에 있는 유다 황무지에 가서 그 백성 가운데 살았다.

야자나무 성은 여리고를 가리킨다. 겐 사람은 모세의 처가 민족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한 사람들이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이 단일한 이스라엘만의 공간이 아니었음을 이 작은 구절에서 드러낸다.





유다와 시므온의 전투

17 유다가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Zephath)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 성을 진멸했다.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Hormah — ‘진멸’)라 불렀다.

18 유다가 가사(Gaza · ㉸ 가자)와 그 지역, 아스글론(Ashkelon · ㉸ 아스켈론)과 그 지역, 에그론(Ekron · ㉸ 에크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다.

19 여호와가 유다와 함께하셨다. 유다가 산지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철 병거를 가졌기 때문이었다.

철 병거 — 사사 시대 초기(BC 12세기경) 가나안 도시국가들은 철제 전차를 보유했다. 이스라엘은 아직 철 기술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블레셋인들이 철 기술을 독점한 사실이 사무엘상 13장에도 나온다. 신앙과 군사 기술의 충돌이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다.





헤브론의 갈렙, 그리고 베냐민의 실패

20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21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Jebusite)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았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도성이 되는 것은 다윗이 정복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 예루살렘을 취한다. 사사기 1장의 이 한 줄이 수백 년 뒤를 예고한다.





요셉 자손의 벧엘 정복

22 요셉 자손도 벧엘(Bethel · ㉸ 베텔)을 치러 올라갔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셨다.

23 요셉 자손이 벧엘을 정탐하게 했다. 그 성의 이름은 본래 루스(Luz)였다.

24 정탐꾼들이 성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말했다.

“성 들어가는 입구를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너에게 인애를 베풀겠다.”

25 그가 성 입구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그 성을 칼날로 쳤다. 그러나 그 사람과 그의 모든 가족은 보내주었다.

26 그 사람이 헷 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다.





쫓아내지 못한 민족들

27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가 벧스안(Beth-shean)과 그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다아낙(Taanach)과 그 마을들, 돌(Dor)과 그 마을들, 이블르암(Ibleam)과 그 마을들, 므깃도(Megiddo)와 그 마을들의 주민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버티어 살기로 작정했다.

28 이스라엘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

29 에브라임(Ephraim · ㉸ 에프라임)이 게셀(Gezer)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에브라임 사람 가운데 살았다.

30 스불론(Zebulun · ㉸ 즈불룬)이 기드론(Kitron)과 나할롤(Nahalol)에 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가나안 사람이 그들 가운데 살며 강제 노동을 했다.

31 아셀(Asher · ㉸ 아세르)이 악고(Acco)와 시돈(Sidon)과 알랍(Ahlab), 악십(Achzib), 헬바(Helbah), 아빅(Aphik), 르홉(Rehob)에 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32 아셀 사람이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33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가 벧세메스(Beth-shemesh)와 벧아낫(Beth-anath)에 사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납달리가 그 땅의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살았다. 벧세메스와 벧아낫 주민들은 납달리에게 강제 노동을 했다.

34 아모리(Amorite) 사람이 단(Dan) 자손을 산지로 몰아붙였다.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35 아모리 사람이 헤레스 산(Har-heres)과 아얄론(Aijalon)과 사알빔(Shaalbim)에 버티어 살았다. 그러나 요셉 자손의 손이 강해져서 아모리 사람이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

36 아모리 사람의 경계는 아그랍빔(Akrabbim) 고개에서부터 셀라 이쪽이었다.

1장 전체가 반복하는 구조가 있다. “쫓아내지 못했다.” 지파별로 이 실패가 열거된다. 단 한 지파도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다.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와는 다른 그림이다. 학자들은 여호수아서가 이상적 정복 서사라면, 사사기 1장은 현실적 미완성 보고서라고 본다. 두 책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시대를 기록한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군사적 열세, 협상에 의한 공존, 경제적 이익(강제 노동), 신앙적 실패.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그 신학적 해석이 제시된다.

다음 장 — 여호와의 사자가 보김에 나타난다. 그리고 순환이 시작된다.




사사기 2장 — 순환의 설계도


보김의 눈물

1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Gilgal)에서 보김(Bochim)으로 올라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고 했다.

2 너희는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찌하여 이같이 하였느냐?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4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할 때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5 그래서 그 곳을 보김(Bochim — ‘우는 자들’)이라 불렀다.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보김(בּוֹכִים)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복수형이다. 장소 이름이 그 날의 집단적 슬픔을 영구히 기록한다. 고대 근동에서 장소 이름은 사건의 기억을 지형에 새기는 방식이었다.





여호수아의 죽음

6 예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기업을 차지하러 갔었다.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장로들, 곧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8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었다.

9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계 안, 에브라임(Ephraim) 산지에 있는 딤낫 헤레스(Timnath-heres) — 가아스 산 북방 — 에 장사했다.

10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 지식의 단절이 신앙의 단절이 된다.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큰 위험은 적의 군대가 아니라 기억의 소멸이었다. 신명기 6장 7절이 명령한다 —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사기 2장은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바알과 아스다롯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12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주변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했다. 여호와가 진노하셨다.

13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Baal)과 아스다롯(Ashtaroth)을 섬겼다.

바알(בַּעַל)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다. 가나안의 주신(主神)으로, 폭풍과 비, 풍요를 관장했다. 농경 사회에서 비를 주는 신이란 곧 먹고사는 문제를 관장하는 신이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축 유목민으로 살다가 가나안의 농경 문화에 들어왔을 때, 바알 숭배는 단순한 종교 유혹이 아니라 실용적 선택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스다롯(עַשְׁתָּרוֹת)은 가나안의 여신, 풍요와 전쟁과 사랑을 상징했다. 시돈의 신 아스타르테,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와 같은 계열이다.





사사 순환의 원리

14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했다.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파셨다. 그들이 더 이상 원수 앞에 서지 못했다.

15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맹세하신 대로였다. 그들이 크게 고통받았다.

16 여호와가 사사들을 세우셨다. 사사들이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다.

17 그러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듣지 않았다.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들에게 절했다.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걸었던 길에서 빨리 벗어났다. 그들은 그 조상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18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실 때 여호와가 그 사사와 함께 계셨다. 사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호와가 그들의 신음 소리로 인해,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자들로 인해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19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돌이켜서 조상보다 더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절했다. 그들의 악한 행동과 완고한 길을 버리지 않았다.

사사기의 구조적 틀 — 신학자 마틴 노트(Martin Noth, 1943)는 사사기부터 열왕기까지를 하나의 편집 단위로 보았다. 이를 ’신명기 사관(Deuteronomistic History)’이라 부른다. 이 틀에서 사사기는 네 단계의 순환이 반복된다: ① 죄 —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다, ② 형벌 — 외세가 이스라엘을 압제한다, ③ 부르짖음 —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④ 구원 — 여호와가 사사를 세운다. 사사가 죽으면 ①로 되돌아간다. 이 순환이 사사기 전체에 일곱 번 반복된다. 2장은 그 반복의 원리를 미리 설명하는 서론이다.

20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한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21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 둔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22 그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여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도를 따라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알아보려 함이다.”

23 여호와가 그 민족들을 속히 쫓아내지 않으셨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으셨다.

남겨진 민족들 — 이것이 사사기의 근본 문제다. 정복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실패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의도적 선택이기도 하다. 본문은 그 양면을 모두 말한다. 남겨진 민족들은 시험이 되고, 그 시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드러낸다.

다음 장 — 첫 번째 사사 옷니엘, 두 번째 사사 에훗, 세 번째 삼갈. 세 사람의 이야기가 차례로 펼쳐진다.




사사기 3장 — 왼손잡이의 단검


남겨진 민족들

1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이 전쟁을 알게 하려 하셨다. 적어도 이전에 전쟁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3 그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과 모든 가나안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Hamath) 어귀까지의 히위 사람이었다.

4 이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한 명령들을 이스라엘이 듣는지 알아보려 하셨다.

5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 살면서

6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첫 번째 순환: 옷니엘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8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Mesopotamia) 왕 구산 리사다임(Cushan-rishathaim)의 손에 파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다.

구산 리사다임(כּוּשַׁן רִשְׁעָתַיִם) — 이름 자체가 ‘이중 사악함의 구산’이라는 뜻이다. 이런 이름의 왕이 역사 기록에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 학자들은 이것이 별명이거나 편집자가 덧붙인 경멸적 호칭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땅’, 즉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를 가리키는 그리스어다. 히브리어 본문은 ’아람 나하라임(Aram-Naharaim — 두 강의 아람)’이라 표기한다. 현대 이라크 북부에 해당한다.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셨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Othniel)이었다.

10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가 이스라엘을 사사로 다스렸다. 그가 싸우러 나갔다. 여호와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11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했다.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었다.

옷니엘 이야기는 사사 순환의 가장 정형화된 형태다. 죄 — 압제 — 부르짖음 — 구원 — 평온 — 죽음. 이 여섯 단계가 뒤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변주되고 복잡해진다. 옷니엘은 앞 장(1:13)에서 기럇세벨을 정복한 영웅이다. 첫 번째 사사는 이미 증명된 전사였다.





두 번째 순환: 왼손잡이 에훗

12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가 모압(Moab) 왕 에글론(Eglon)을 강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13 에글론이 암몬(Ammon)과 아말렉(Amalek)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쳐서 야자나무 성을 점령했다.

14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십팔 년 동안 섬겼다.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셨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Ehud)이었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손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보냈다.

에훗(אֵהוּד)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명시한다. 히브리어 원문은 더 정확히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고 표현한다. 베냐민(בִּנְיָמִין)이라는 지파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른쪽의 아들’, 즉 ’행운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사사기 20장 16절은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을 쓰는 뛰어난 전사 칠백 명을 따로 언급한다. 왼손잡이는 무기 검색에서 오른쪽 허리를 확인하는 경비를 속이기 유리했다.

16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cubit — 약 45cm)인 양날 단검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

17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살찐 사람이었다.

18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치고 공물을 가지고 온 자들을 보냈다.

19 그러나 에훗은 길갈(Gilgal) 근처에 있는 돌 조각상들에서 돌이켰다.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아뢸 은밀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조용히 하라.”

왕 앞에 서있던 모든 신하들이 물러갔다.

20 에훗이 왕에게 나아갔다. 에글론이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에훗이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다.

21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단검을 빼내 왕의 배를 찔렀다.

22 칼자루까지 들어갔다. 칼 뒤에 기름이 나왔다. 에글론이 매우 살쪘기 때문에 칼날이 그의 배에 박혀 칼 자루를 뺄 수가 없었다.

23 에훗이 현관 쪽으로 나와 다락방 문들을 닫고 잠갔다.

24 에훗이 나간 뒤에 신하들이 와서 보니 다락방 문들이 잠겨 있었다.

“왕이 시원한 방에서 용변을 보시나보다.”

25 그들이 한참을 기다렸다. 그래도 왕이 다락방 문들을 열지 않자 열쇠를 가져다가 열었다. 보니 주인이 땅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이 암살 장면은 사사기에서 가장 생생한 서술 중 하나다. 히브리 저자는 칼날이 살 속에 잠기는 것, 문을 잠그고 도망치는 것, 신하들이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을 담담하게 기록한다. 구약 서사 중 드물게 폭력의 물리적 세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독자를 불편하게 하는 사실주의다.

26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에훗이 도망쳐 돌 조각상들을 지나 스이라(Seirah)로 피했다.

27 그가 도착하자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에서 내려갔다. 에훗이 그들의 앞에서 이끌었다.

28 “나를 따르라. 여호와가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들이 에훗을 따라 내려가 요단 강 나루터들을 빼앗아 모압 사람이 건너지 못하게 했다.

29 그 때 그들이 모압 사람 약 만 명을 쳤다. 모두 건장한 자들, 용사들이었다. 도망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

30 그 날 모압이 이스라엘 손 아래에 굴복했다.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했다.





세 번째: 삼갈

31 에훗 후에 아낫(Anath)의 아들 삼갈(Shamgar)이 있었다. 그가 소 모는 막대기(oxgoad)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쳤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삼갈 이야기는 단 한 절이다. 그러나 이 한 절이 중요한 정보를 담는다. 소 모는 막대기(히브리어 ‘말마드’, מַלְמָד)는 끝이 뾰족한 긴 막대로, 소가 밭을 갈 때 방향을 잡아주는 농기구다. 무기가 아니다. 블레셋 육백 명을 이것으로 쳤다는 것은 — 정규 무기가 없었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나, 극적 과장이거나.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에서 가나안 전쟁 여신 아낫(Anat)의 숭배자나 그 신전 사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사기는 구원자의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

다음 장 — 드보라. 여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또 다른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천막 말뚝으로 죽인다.




사사기 4장 — 두 여자와 한 못


야빈의 압제

1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 여호와가 그들을 하솔(Hazor)에서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Jabin)의 손에 파셨다. 야빈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Sisera)였다. 시스라는 이방 민족들의 하롯세(Harosheth-haggoyim)에 살았다.

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야빈이 철 병거 구백 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이십 년 동안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이다.

하솔(חָצוֹר)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가나안의 거대 도시였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가엘 야딘(Yigael Yadin)이 1950년대에 발굴을 시작했다. 현재 이스라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BC 13세기 하솔은 불에 탄 흔적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복(여호수아 11장)과 일치하는지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 중이다. 시스라의 이름은 셈어가 아닌 인도유럽어 계통으로 추정된다 — 해양 민족(Sea Peoples)과 연관된 군사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드보라

4 그 때에 랍비돗(Lappidoth)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Deborah)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5 드보라가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Bethel)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라왔다.

드보라(דְּבוֹרָה)는 ’꿀벌’이라는 뜻이다. 구약에서 여성 사사는 드보라가 유일하다. 여선지자(נְבִיאָה, 느비야)로도 명시된다 — 미리암, 훌다와 함께 구약의 여성 예언자 중 한 사람이다.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재판을 행하는 장면은 고대 근동에서 공공 판결이 이루어지던 방식이다. 나무 그늘은 재판정이었다.

6 드보라가 납달리의 게데스(Kedesh)에서 아비노암(Abinoam)의 아들 바락(Barak)을 불러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으셨느냐?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이끌고 다볼 산(Mount Tabor)으로 가라.

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기손 강(Kishon River)으로 이끌어 네게 오게 하고 네 손에 넘기겠다.’”

8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9 드보라가 말했다.

“내가 분명히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길에서 영광은 네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파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Kedesh)로 갔다.

바락의 조건 — 여성 지도자에게 동행을 요구한 것인지, 여선지자의 신성한 보증을 요구한 것인지 해석이 갈린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바락을 믿음의 영웅 목록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드보라의 예언은 분명하다 — 이 전쟁의 최후 영광은 다른 여인에게 간다.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다. 만 명이 그를 따랐다. 드보라도 함께 올라갔다.

11 모세(Moses)의 장인 호밥(Hobab)의 자손 헤벨(Heber) 겐 사람이 겐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에셀(Elon Bezaanannim) 나무 근처, 게데스 곁까지 와서 장막을 쳤다.





기손 강의 전투

12 바락이 만 명을 이끌고 다볼 산으로 올라갔다는 보고가 시스라에게 들어갔다.

13 시스라가 철 병거 구백 대와 자기와 함께한 모든 군대를 이방 민족들의 하롯세에서 기손 강으로 불러 모았다.

14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여호와가 시스라를 네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가 네 앞에 나가지 않으셨느냐?”

바락이 다볼 산에서 만 명을 이끌고 내려갔다.

15 여호와가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쳤다.

16 바락이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민족들의 하롯세까지 이르렀다. 시스라의 온 군대가 칼날에 쓰러졌다.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철 병거 구백 대가 순식간에 무력화된 것을 5장 드보라의 노래는 설명한다 — 별들이 싸우고 기손 강이 그들을 쓸어버렸다. 철 병거는 평지에서 강력하지만 물에 잠기면 무용지물이다. 기손 강의 갑작스러운 범람이 철 전차들을 뒤덮었을 가능성이 높다.





야엘의 장막

17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쳐 헤벨 겐 사람의 아내 야엘(Jael)의 장막으로 갔다. 야빈 하솔 왕과 헤벨 겐 사람의 집 사이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8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맞이했다.

“들어오세요, 내 주인이여, 들어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스라가 장막으로 들어갔다. 야엘이 그를 담요로 덮었다.

19 시스라가 야엘에게 말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조금 주시오.”

야엘이 가죽 부대를 열어 그에게 젖을 주고 다시 덮었다.

20 “장막 문에 서 있어라. 누군가 와서 ’여기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해라.”

21 그러나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들고 손에 망치를 잡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그가 깊이 잠들어 있었다. 피곤하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말뚝이 땅에 박혔다. 시스라가 죽었다.

22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 그를 맞이했다.

“오세요. 당신이 찾는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따라 들어갔다. 보니 시스라가 쓰러져 죽어 있었다.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야엘의 행위는 고대 근동의 손님 환대(hospitality)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장막 안으로 들이고 음식을 준다는 것은 보호를 보장하는 계약 행위였다. 야엘은 그것을 깼다. 그러나 5장의 드보라 노래는 야엘을 “장막에 거하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으로 칭송한다. 도덕적 평가를 본문 자체는 내리지 않는다. 전쟁의 영웅이 된 행위가 평화 시의 기준으로는 배신이었다. 두 판단은 동시에 옳다.

야엘이 관자놀이에 박은 것 — 장막 말뚝은 유목민 여성이 날마다 다루는 도구였다. 망치로 말뚝을 박는 일은 여성의 일이었다. 야엘은 낯선 무기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도구를 사용했다.





하솔의 멸망

23 그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24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강하게 눌렀다.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을 멸했다.

다음 장 —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부른다.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 하나. 전쟁의 이야기가 시로 다시 태어난다.




사사기 5장 — 별들도 싸웠다


노래가 시작된다

1 그 날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를 불렀다.

2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섰다. 백성이 자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3 왕들이여 들으라. 방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찬송하겠다.

드보라의 노래(5장)는 대부분의 성서 학자들이 BC 12세기 작성으로 추정하는 고대 히브리 시다. 모세의 노래(출애굽기 15장)와 함께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 하나로 여겨진다. 언어 형태, 어휘, 문법 구조가 후기 히브리어보다 고어(古語)에 해당한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산문인 4장과 비교하면, 시가 어떤 세부를 살리고 어떤 것을 변형하는지 볼 수 있다. 시스라의 죽음 방식이 두 기록에서 다소 다르게 표현된다.

4 여호와여, 당신이 세일(Seir)에서 나오실 때, 에돔 들판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떨었습니다. 하늘도 쏟아졌습니다. 구름들도 물을 쏟았습니다.

5 산들이 흔들렸습니다.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전쟁 이전의 황폐함

6 아낫(Anath)의 아들 삼갈(Shamgar)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여행자들은 샛길로 다녔다.

7 이스라엘의 촌락들이 쉬었다.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기까지 쉬었다.

8 그들이 새 신들을 택했다. 그러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다. 이스라엘의 사만 명 가운데 방패가 보이더냐, 창이 보이더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다” —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재판과 상업과 공공 생활이 이루어지는 중심 공간이었다. 성문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 전체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사만 명 가운데 무기가 없었다는 묘사는 블레셋의 철 기술 독점과 맞닿는다. 무장해제 상태의 이스라엘이 드보라 이전의 현실이었다.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향합니다. 백성 가운데서 자원한 자들을 향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10 흰 나귀를 탄 자들이여,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이여, 길에 다니는 자들이여 — 전하라.

11 우물가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들을, 이스라엘에서 그의 촌락의 의로운 행위들을 기리라. 그 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갔다.





지파들의 응답

12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락이여! 네 포로들을 끌고 가라,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13 그 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귀족들에게 내려왔다.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들에게 내려왔다.

14 에브라임(Ephraim)에서 온 자들, 아말렉에 뿌리를 둔 자들. 그 뒤에 베냐민(Benjamin)이 너희 백성 가운데 있었다. 마길(Machir)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왔다. 스불론(Zebulun)에서 지휘관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15 잇사갈(Issachar)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했다. 잇사갈은 바락과 함께했다. 바락이 골짜기로 달려갔다. 르우벤(Reuben) 부대들 가운데서 마음의 결심이 컸다.

16 왜 너는 양 우리들 사이에 앉아 있었느냐? 양 떼를 위한 피리 소리나 들으면서. 르우벤 부대들 가운데서 마음의 탐색이 컸다.

17 길르앗(Gilead)은 요단 강 저편에 머물렀다. 단(Dan)은 왜 배들 곁에 머물렀느냐? 아셀(Asher)은 해변에 앉아 있었다. 자기 포구에 머물렀다.

18 스불론(Zebulun)은 죽음을 무릅쓴 백성이었다. 납달리(Naphtali)도 들판의 높은 곳에서 그러했다.

이 부분이 드보라의 노래 중 역사적으로 가장 귀중한 단편이다. 각 지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 누가 왔고, 누가 오지 않았는지. 르우벤, 단, 아셀은 오지 않았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걸었다. 지파 연합이 실제로는 분열되어 있었음을 노래가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 노래가 동시대 기록이라면 — 이스라엘 지파 연합의 현실적 상태에 대한 가장 이른 증언 중 하나다.





별들이 싸웠다

19 왕들이 와서 싸웠다. 다아낙(Taanach) 므깃도 물가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다. 그러나 은을 빼앗지 못했다.

20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그 자리에서 시스라를 쳐서 싸웠다.

21 기손 강이 그들을 쓸어갔다. 오랜 강, 기손(Kishon) 강이. 내 영혼이여, 힘을 내어 나아가라.

22 그 때 말 발굽들이 갈아엎었다. 용사들의 말들이 날뛰고 달렸다.

“별들이 싸웠다” — 히브리 시에서 별들이 신성한 전쟁에 참여한다는 이미지는 우주적 전쟁의 표현이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별들은 신들의 군대였다. 이 시는 그 이미지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학 안으로 가져온다 —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천상의 전쟁이었다는 고백이다. 기손 강의 범람이 구체적 군사적 원인이었다면, 노래는 그 뒤에 있는 힘을 가리킨다.





야엘을 찬송하다

23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메로스(Meroz)를 저주하라. 그 주민들을 크게 저주하라.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으러 왔다. 용사들을 도우러 여호와를 돕지 않으러 왔다.”

24 장막에 거하는 여인들 가운데 야엘이 가장 복된 여인이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가장 복되다.

25 시스라가 물을 청하니 야엘이 젖을 주었다. 귀한 그릇에 엉긴 젖을 가져왔다.

26 야엘이 손을 내밀어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일꾼의 망치를 잡았다. 시스라를 쳤다. 그의 머리를 쳤다. 관자놀이를 뚫어 관통했다.

27 야엘의 발 사이에서 그가 엎드러져 쓰러졌다. 그의 발 사이에서 엎드러져 쓰러졌다. 엎드러진 곳에서 죽었다.

4장 산문과 5장 시의 차이 — 4장에서 시스라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가 명시된다. 5장의 시는 말뚝을 박는 장면을 더 역동적으로 그린다. 학자들은 두 기록이 같은 사건의 다른 관점이라고 본다. 시는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 감동과 기념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창문 너머의 어머니

28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울었다. 창살 너머로 말했다.

“왜 그의 병거가 오는 게 늦지? 왜 그의 병거 발소리가 늦지?”

29 그녀의 지혜로운 귀부인들이 대답했다. 그녀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30 “그들이 나누고 있을 것이다. 노략물을. 사람마다 한두 처녀씩. 시스라에게는 채색 옷의 노략물이, 수놓은 채색 옷 두 가지가. 빼앗은 것들의 노략물이 그의 목을 위한 채색 수놓은 옷이리라.”

이 장면이 드보라 노래의 가장 강렬한 시적 반전이다. 적장의 어머니가 창문에서 아들을 기다린다. 그녀는 아들이 전리품을 나누느라 늦는다고 생각한다. 전리품 목록에 “한두 처녀씩”이 포함된다 — 전쟁 성범죄가 당연한 것으로 예상되던 시대의 증언이다. 그러나 독자는 이미 알고 있다. 시스라는 돌아오지 않는다. 창문의 어머니는 영원히 기다린다. 시는 그 기다림을 마지막까지 끊지 않고 보여준다. 적의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끌어내는 이 마무리는 구약 시 전체에서 드문 인도주의적 감각이다.





노래의 끝

31 여호와여, 당신의 원수들이 다 이같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돋아오름 같게 하소서.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했다.

다음 장 — 미디안의 낙타 떼가 메뚜기처럼 이스라엘 땅을 덮는다.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보리를 탈곡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




사사기 6장 — 보리 타작 틀 속의 용사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가 그들을 미디안(Midian)의 손에 칠 년 동안 넘기셨다.

2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눌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의 굴과 동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3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왔다.

4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 가사(Gaza)까지 이르는 땅의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남기지 않았다. 양도, 소도,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

5 그들이 그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왔다. 메뚜기 떼처럼, 그들과 그 낙타들을 셀 수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황폐하게 했다.

낙타 — 사사기 6-8장에 가축화된 낙타가 대규모로 등장한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낙타의 광범위한 가축화와 상업적 이용은 대략 BC 1100년 이후에 본격화된다. 사사 시대(일반적으로 BC 1200~1050년경)와 시간적으로 겹친다. 낙타 떼를 앞세운 미디안의 습격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전쟁 방식이었다. 메뚜기처럼 이동하며 농작물을 쓸어가는 유목 기마 전술이다. 기존 보병 중심의 가나안 전쟁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이스라엘이 대응하기 어려웠다.

6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 심히 가난해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7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8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 냈다.

9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사는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포도즙 틀 옆의 부름

11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오브라(Ophrah)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 상수리나무는 아비에셀(Abiezrite) 사람 요아스(Joash)의 것이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Gideon)이 미디안 때문에 숨기려고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탈곡하고 있었다.

기드온(גִּדְעוֹן) — ‘쓰러뜨리는 자’, ’잘라내는 자’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는 부름받을 때 밀을 포도즙 틀에서 탈곡하고 있었다. 밀 탈곡은 바람이 겨를 날려버리도록 언덕 위에서 하는 일이다. 포도즙 틀은 낮고 은밀한 장소다. 기드온이 거기서 탈곡하는 것은 적에게 들킬 것이 무서워 숨어서 하는 행동이다. ’용사’라는 호칭과 숨어서 탈곡하는 현실의 간격이 이 장면의 힘이다.

12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다.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신다.”

13 기드온이 대답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시어 미디안의 손에 주셨습니다.”

14 여호와가 그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네가 가진 이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15 기드온이 말했다.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이 므낫세 중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16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가장 작은 자” — 기드온의 자기소개는 모세의 자기소개와 닮았다(출애굽기 3-4장). 부름받은 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는 패턴이다. 구약의 부름 이야기(소명 서사)에 반복되는 구조다. 그리고 그 부족함이 정확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점이 된다.





고기와 무교병

17 기드온이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나와 말씀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십시오.

18 내가 제물을 가져와 당신 앞에 놓을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겠다.”

19 기드온이 들어가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무교병 한 바구니를 만들었다.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냄비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져와 드렸다.

20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다.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했다.

21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댔다. 불이 바위에서 올라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다.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말했다.

“아,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23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24 기드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Yahweh-shalom — ‘여호와는 평화’) 이라 불렀다. 그것이 오늘도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Ophrah)에 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다

25 그 날 밤에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네 아버지의 수소를 취하고, 곧 일곱 해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26 그리고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순서에 따라 쌓아라. 찍은 아세라 목상으로 번제를 드려라.”

27 기드온이 종 열 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는 못 하고 밤에 했다.

28 성읍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보니 바알의 제단이 헐려 있었다. 그 곁의 아세라가 찍혀 있었다.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수소가 번제로 드려져 있었다.

29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들이 서로 물어 알아보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었다.

30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가 죽어야 한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었다.”

31 요아스가 자기를 에워싼 모든 자에게 말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려느냐? 바알을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을 것이다.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위해 다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제단을 헐었으니.”

32 그 날 기드온을 여룹바알(Jerubbaal — ‘바알이 다투게 하라’) 이라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이다.

기드온(여룹바알)의 두 이름 — ‘기드온’은 히브리어로 ’쓰러뜨리다’는 뜻이고, ’여룹바알’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알이 다투게 하라’, 즉 ’바알이 자기 일을 처리하게 하라’는 뜻이다. 아버지 요아스가 제단을 헌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한 말이 이름이 되었다. 이후 사사기에서 기드온은 두 이름으로 병행 표기된다. 구약에서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는 인물들이 여럿 있다 — 이름 자체가 그의 이야기 안에 있다.





미디안이 집결하다

33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 이스르엘(Jezreel) 골짜기에 진을 쳤다.

34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아비에셀 족속이 그를 따라 소집되었다.

35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냈다. 므낫세도 그를 따르려고 소집되었다.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사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만났다.





양털 표적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면

37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방 땅은 다 말라 있으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38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을 움켜쥐었다. 그릇에 가득할 만큼 이슬이 양털에서 짜여 나왔다.

39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말했다.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털로 한 번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방 땅에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40 하나님이 그 날 밤 그대로 행하셨다. 양털만 말랐고 사방 땅에 다 이슬이 있었다.

기드온의 두 번의 표적 요청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첫 번째 요청에서도 이미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는 조건절이 있다 — 기드온은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확증을 구한다. 물리적 표적 요청은 구약에서 드문 패턴이 아니다 — 아브라함(창세기 15장), 기드온, 히스기야(이사야 38장) 모두 표적을 구했다.

다음 장 — 삼만이천 명이 모였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너무 많다.” 줄이고 또 줄여서 삼백 명. 그 삼백 명이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진영에 선다.




사사기 7장 — 삼백의 항아리


너무 많다

1 이른 아침 여룹바알(Jerubbaal), 곧 기드온이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을 이끌고 하롯(Harod) 샘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 골짜기 안 모레(Moreh) 산 옆에 있었다.

2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다.

3 백성에게 들리도록 이르라.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돌이켜 돌아가라.’”

이만이천 명이 돌아갔다. 만 명이 남았다.

이 장면은 신명기 20장 8절의 원칙을 반영한다 —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쟁 전 두려운 자를 먼저 돌려보내는 관행이다. 그러나 기드온의 경우 목적이 다르다 —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이기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인다.

4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백성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고 하면 그가 가고,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그는 가지 않을 것이다.”

5 기드온이 백성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갔다.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핥는 자는 따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따로 세워라.”

6 손으로 입에 대어 물을 핥는 자는 삼백 명이었다. 나머지 백성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7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물을 핥은 삼백 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을 네 손에 넘기겠다.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8 그 삼백 명이 백성의 식량과 나팔들을 취했다. 기드온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삼백 명만 남겼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삼백이라는 숫자 — 고대와 현대의 독자 모두 이 삼백 명이 어떻게 선발되었는지를 궁금해한다. 오랫동안 “손으로 핥은 자들”이 더 경계 상태를 유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본문 자체는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기준은 숫자의 감소 그 자체였을 수 있다. 삼백은 여호와가 정하신 숫자다 — 군사적 선발 기준의 결과가 아니라.





미디안 진영의 꿈

9 그 날 밤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10 내려가기가 두렵거든 네 종 부라(Purah)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11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해져 진영을 칠 것이다.”

기드온이 종 부라와 함께 진영 변두리의 경비대 가까이로 내려갔다.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누워 있었다. 그 낙타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13 기드온이 다가갔을 때 한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향해 굴러와 장막에 부딪혀 그것을 쳐서 뒤집었다. 장막이 무너졌다.”

14 그 동료가 대답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온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보리떡 —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보리는 밀보다 값이 싼 곡식이었다.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다. 꿈 속의 이미지가 보리떡인 것은 기드온의 집안이 “므낫세 중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6장의 자기소개와 이어진다. 가장 초라한 것이 가장 강한 적을 무너뜨리는 이미지다.

15 기드온이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고 경배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했다.

“일어나라. 여호와가 미디안의 진영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





삼백의 나팔과 항아리

16 기드온이 삼백 명을 세 무리로 나누어 각 사람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었다.

17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진영 변두리에 이르거든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하는 대로 너희도 하라.

18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다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쳐라.”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중간 경비가 막 시작된 때, 이경 초에 진영 변두리에 이르렀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부쳤다.

20 세 무리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깼다. 왼손으로 횃불을 잡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잡고 외쳤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21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섰다. 진영 전체가 뛰었다.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다.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자 여호와가 온 진영에서 각 사람의 칼이 그 동무를 치게 하셨다. 진영이 스스로 무너졌다. 스레라(Zererah) 쪽으로, 아벨므홀라(Abel-meholah) 근처 답밧(Tabbath)까지 도망쳤다.

이 전술의 핵심 — 기드온의 삼백 명은 실제로 싸우지 않는다. 나팔 소리와 횃불과 외침만으로 미디안 진영을 혼란에 빠뜨린다. 진영 전체에서 서로를 치기 시작한 것은 극도의 공황 상태를 묘사한다. 야간 기습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두는 방식 —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소리가 나고 빛이 나타날 때, 포위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심리전이다.





에브라임이 참여하다

23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소집되어 미디안을 추격했다.

24 기드온이 사자들을 에브라임 온 산지에 보내었다.

“내려와 미디안을 치라. 벧바라와 요단 강 나루터를 빼앗아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소집되어 벧바라와 요단 강 나루터를 빼앗았다.

25 그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Oreb)과 스엡(Zeeb)을 잡았다. 오렙 바위(Rock of Oreb)에서 오렙을 죽이고 스엡 포도즙 틀(Wine Press of Zeeb)에서 스엡을 죽였다. 미디안을 추격하면서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져왔다.

오렙과 스엡 — ‘오렙’은 ’까마귀’, ’스엡’은 ’늑대’라는 뜻이다. 두 방백의 이름이 포식성 동물이다. 이사야 10장 26절이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한다. 시편 83편 11절도 오렙과 스엡을 적의 지도자 멸절의 상징으로 인용한다. 이 전투가 이스라엘 집단 기억에 오래 남은 사건이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장 —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기드온이 만든 에봇 하나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우상이 된다.




사사기 8장 — 기드온의 에봇


에브라임의 불만

1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은 무슨 일이냐? 그들이 기드온과 심하게 다퉜다.

2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해서 무엇이냐? 에브라임의 포도원 끝물이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않느냐?

3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주셨다. 내가 한 것이 너희가 한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세가 꺾였다.

기드온의 외교 —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 강력한 지파였고 자존심이 센 집단이었다. 기드온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에브라임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말로 분노를 가라앉혔다. 이 짧은 외교적 재치가 지파 내전을 막는다. 그러나 10장에서 기드온의 아들 입다가 같은 상황에서 에브라임과 충돌하면 내전이 벌어진다.





숙곳과 브누엘의 거절

4 기드온이 요단 강을 건너갔다. 그와 함께한 삼백 명이 지쳐 있었지만 계속 추격했다.

5 기드온이 숙곳(Succoth)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 뒤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합니다. 빵을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왕들 세바(Zebah)와 살문나(Zalmunna)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6 숙곳의 방백들이 대답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미 네 손에 들어 있느냐? 우리가 왜 네 군대에게 빵을 주어야 하느냐?”

7 기드온이 말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

8 기드온이 거기서 올라가 브누엘(Penuel · ㉸ 프니엘)로 갔다. 거기서도 같은 말을 했다. 브누엘 사람들도 숙곳 사람들이 대답한 것처럼 대답했다.

9 기드온이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겠다.”

숙곳과 브누엘은 요단 강 동편 지역이었다. 미디안 군대의 잔재가 아직 그 지역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기드온을 돕기를 거부한 것은 미디안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직 결과가 불확실할 때 편을 드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 거절을 배신으로 기억한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다

10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Karkor)에 있었다. 그들의 군대는 약 만오천 명이었다. 동방 사람들의 군대 가운데 칼을 뽑은 자들이 이미 십이만 명이나 엎드러진 뒤였다.

11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에 있는 천막 거주자들의 길로 올라가 적진을 쳤다. 군대가 방심하고 있었다.

12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다.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온 군대를 흩뜨렸다.

13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Heres) 고개를 통해 전쟁터에서 돌아왔다.

14 숙곳 사람들 가운데 한 젊은이를 붙잡아 그를 심문하니 숙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칠십칠 명을 그에게 써주었다.

15 기드온이 숙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보라, 세바와 살문나다. 너희가 나를 조롱하여 ’세바와 살문나가 이미 네 손에 있느냐? 우리가 왜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느냐?’고 했었다.”

16 기드온이 성읍의 장로들을 잡아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숙곳 사람들을 징벌했다.

17 브누엘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18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당신과 같았습니다. 왕의 아들 같이 생겼습니다.”

19 기드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었다. 여호와가 살아 계심으로 맹세한다.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20 기드온이 자기의 맏아들 여델(Jether)에게 말했다.

“일어나 그들을 죽여라.”

여델이 칼을 뽑지 않았다. 두려워서. 아직 청년이었다.

21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네가 일어나 우리를 쳐라. 사람이 되어야 힘도 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취했다.

초승달 장식 — 고대 근동에서 초승달 모양의 금속 장식은 달신(月神)의 상징이었다. 미디안과 아라비아 부족들이 사용한 이 장식은 종교적 의미와 전리품의 가치를 동시에 지녔다. 낙타의 목에 달린 장식이라는 세부 묘사는 당시 부족 문화의 실감나는 증언이다.





왕이 되기를 거부하다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거절은 사사기 안에서 중요한 정치신학적 선언이다. 기드온은 왕정을 거부한다. 사사기의 편집자(신명기 사관)는 인간 왕이 여호와의 통치를 대체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바로 다음에 기드온의 행동이 그 선언과 모순을 일으킨다.

24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가지를 청하겠다. 각자 빼앗은 것들 가운데 귀고리들을 내게 주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 귀고리들을 가졌기 때문이다.

25 그들이 대답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겉옷을 펼치고 거기에 각자 빼앗은 귀고리들을 던졌다.

26 기드온이 청한 금 귀고리들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었다. 초승달 장식들과 고리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들과 낙타 목에 두른 사슬들은 따로였다.

27 기드온이 그것으로 에봇(ephod)을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따랐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덫이 되었다.

에봇(אֵפוֹד) — 본래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일부이자 신탁(神託)을 구하는 도구였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성막이 아닌 자기 고향 오브라에 두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 이스라엘의 예배는 한 곳, 정해진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예배의 중심을 자기 고향에 두는 것은 사실상 종교적 권력을 취한 것이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덫이 되었다”는 기록자의 직접 평가가 이 에봇의 결말을 예고한다.





기드온의 죽음

28 이스라엘이 그처럼 미디안을 굴복시켰다. 그들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했다. 기드온이 사는 동안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30 기드온에게는 아들 칠십 명이 있었다. 아내가 많았기 때문이다.

31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기드온이 그 이름을 아비멜렉(Abimelech — ‘내 아버지가 왕’)이라 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의 이름을, 왕이 되기를 거부한 아버지가 지었다는 아이러니다. 이 이름이 9장 전체를 예고한다.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어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요아스의 묘에 장사되었다.

33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돌아가 바알들을 따랐다. 바알 브릿(Baal-Berith — ‘언약의 바알’)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34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았다.

35 여룹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다음 장 —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형제 칠십 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 한다. 사사기 안의 왕정 실험, 그리고 그 파국.




사사기 9장 — 세겜 망루의 맷돌


아비멜렉의 제안

1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Abimelech)이 세겜(Shechem · ㉸ 스켐)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머니 아버지의 온 집에 말했다.

2 “청하건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말해라. 여룹바알의 아들 칠십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또 내가 너희의 뼈와 살임을 기억하라.”

3 어머니의 형제들이 세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다.

“그는 우리 형제다”고 했기 때문이다.

4 그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칠십 개를 주었다. 아비멜렉이 이것으로 방탕하고 무모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다.

아비멜렉(אֲבִימֶלֶךְ) — ’내 아버지가 왕’이라는 뜻이다. 그는 기드온의 서자(첩의 아들)였다. 어머니는 세겜의 가나안 여성이었다. 아비멜렉은 이 가나안 혈통을 활용해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다. 사사기 9장은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복잡하고 긴 장이다. 동시에 구약에서 왕정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적 서술이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몰락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 한 세대 전의 경고였다.

5 아비멜렉이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들, 자기 형제 칠십 명을 한 돌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아들 요담(Jotham · ㉸ 요탐)은 숨었으므로 살아남았다.

6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세겜의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한 돌 위에서 죽였다” —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처형하는 장면은 고대 근동의 집단 처형 방식을 반영한다. 세겜에서의 왕 즉위식은 성막이나 여호와의 이름이 없는, 가나안식 종교 유산(상수리나무 기둥)을 사용한 의식이었다. 이것이 아비멜렉 왕국의 기원이 이미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신호다.





요담의 우화

7 요담이 그것을 알고 그리심 산(Mount Gerizim) 꼭대기로 올라가 거기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의 말도 들으실 것이다.

8 하루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나가서 올리브 나무에게 말했다. ‘우리를 다스려라.’

9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그쳐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10 나무들이 무화과나무에게 말했다.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내 단 것과 좋은 열매를 그쳐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12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했다.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새 포도주를 그쳐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리겠느냐?’

14 마침내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했다. ‘너는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다. ‘진정으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아 내 그늘 아래에 피하고자 하거든, 와서 내 그늘 아래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16 이제 너희가 진정과 성실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면, 또 너희가 여룹바알과 그의 집에 선하게 행하였다면, 그가 받아야 할 대로 갚았다면,

17 — 내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싸우고 자기 목숨을 내던져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졌거늘

18 너희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칠십 명을 한 돌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 그가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다.

19 그렇다면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에 진정과 성실로 행한 것이다. 아비멜렉으로 기뻐하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기뻐하라.

20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사를 것이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다.”

21 요담이 달아나 도망쳐 브엘(Beer)로 가서 거기 살았다.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요담의 우화는 구약에서 가장 이른 우화 중 하나다. 올리브, 무화과, 포도나무 — 이 세 나무는 가나안 농경 사회의 핵심 작물이다.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은 왕 자리를 거부한다. 오직 가시나무만이 수락한다 — 그것도 “진정으로 왕으로 삼고자 하거든”이라는 조건을 달면서, 그렇지 않으면 불로 사른다는 위협과 함께. 이것이 아비멜렉 왕국의 본질이다. 그리심 산은 에발 산과 마주보는 축복의 산으로(신명기 27-28장), 요담이 이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상징적 반전이다.





삼 년 뒤

22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삼 년 동안 다스렸다.

23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24 이것은 여룹바알의 칠십 아들에게 행한 잔인함이 보복 받고, 그들을 죽인 그들의 피가 그 형제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 형제들을 죽인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었다.

“악한 영을 보내셨다” — 하나님이 악한 영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표현은 구약에 몇 차례 등장한다(사무엘상 16:14). 이것은 하나님이 악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배반과 내분이 결국 신의 심판 안에서 작동한다는 신학적 서술이다.

25 세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아비멜렉을 대항하는 복병을 두고 길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약탈했다. 이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26 에벳(Ebed)의 아들 가알(Gaal)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세겜에 이르렀다.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27 그들이 들로 나가 포도를 거두어 포도즙을 밟고 잔치를 열었다. 자기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했다.

28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세겜이 그를 섬기겠느냐?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스불(Zebul)은 그의 장관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Hamor)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하느냐?

29 이 백성이 내 손에 있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몰아낼 것이다.”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말했다. “네 군대를 모아 나와라.”

30 성읍 통치자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진노했다.

31 스불이 속임수를 써서 아비멜렉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왔습니다. 그들이 그 성읍을 당신에 대항하도록 扇動하고 있습니다.

32 이제 밤중에 당신과 당신과 함께한 백성이 들에 숨어 있다가

33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성읍을 치러 일어나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당신을 치러 나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3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세겜을 향해 네 무리로 나누어 복병을 쳤다.

35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가 성문 어귀에 섰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숨어 있다가 일어났다.

36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다.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스불이 말했다.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37 가알이 다시 말했다. “보라, 백성이 다볼 상수리나무(great tree of Meonenim) 방향에서 가운데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한 무리는 점쟁이 상수리나무 길로 오고 있다.”

38 스불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고 한 네 입이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비웃던 백성이 아니냐? 지금 나가서 싸워라.”

39 가알이 세겜 사람들의 앞에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40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가알이 도망쳐 성문까지 갔다. 많은 사람들이 성문 어귀까지 상처를 입고 엎어졌다.

41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다. 스불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다.





세겜 학살과 망대

42 이튿날 백성이 들로 나갔다. 아비멜렉에게 이것이 알려졌다.

43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세 무리로 나누어 들에 숨어 있다가, 백성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쳐서 죽였다.

44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무리가 달려가 성문 어귀에 서고, 두 무리가 달려가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45 아비멜렉이 그 날 하루 동안 그 성읍을 쳤다.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소금을 뿌리다 — 고대 근동에서 정복한 성읍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 땅을 영구히 황폐하게 하겠다는 상징적 행위였다. BC 14세기 헷 왕 무르실리 2세의 기록과 아시리아 연대기에서도 같은 관행이 확인된다. 세겜을 소금 땅으로 만드는 것은 도시의 완전한 파괴와 저주를 의미한다.

46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엘 브릿 신전의 요새로 들어갔다.

47 아비멜렉에게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이 들어갔다.

48 아비멜렉이 그의 백성 모두를 데리고 살몬 산(Zalmon)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었다.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말했다.

“내가 한 것을 너희도 빨리 하라.”

49 모든 백성도 각자 나뭇가지를 찍어 아비멜렉을 따라 요새에 그것을 쌓고 불을 놓았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 약 천 명, 남자와 여자.





맷돌 한 조각

50 아비멜렉이 데베스(Thebez)로 갔다. 데베스를 향해 진을 치고 점령했다.

51 성읍 가운데 견고한 망대가 있었다. 성읍의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도망쳐 거기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지붕으로 올라갔다.

52 아비멜렉이 망대에 이르러 그것을 치러 가서 망대 문 가까이 다가가 불을 지르려 했다.

53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부쉈다.

54 아비멜렉이 빨리 자기 무기를 든 젊은이에게 말했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여인이 그를 죽였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 젊은이가 그를 찔렀고 아비멜렉이 죽었다.

55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맷돌을 던진 이름 없는 여인 — 아비멜렉을 죽인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이름 없는 여인이 두개골을 부수었다. 아비멜렉이 그것을 수치로 여겨 부하에게 최후의 일격을 부탁한다. 드보라 노래에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과 대칭된다. 사사기는 두 번의 전환점에 이름 없는 여인을 놓는다. 그리고 두 번 모두 남성 전사의 생애가 그 여인에게서 끝난다.

사무엘하 11장 21절은 다윗의 부하 요압이 데베스 전투를 언급할 때 이 여인의 맷돌을 인용한다 — “데베스 여인이 망대에서 맷돌을 아비멜렉에게 던지지 않았더냐?”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쟁 기억 속에 오래 남았다.

56 이처럼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칠십 명을 죽여 아버지에게 행한 악을 갚으셨다.

57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

요담의 저주가 실현된다 —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랐다. 두 저주가 정확히 이루어졌다. 우화가 역사가 되었다.

다음 장 —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지나간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선다.




사사기 10장 — 다시 우상 앞에


돌라와 야일

1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일어났다. 잇사갈(Issachar) 사람 도도(Dodo)의 손자 부아(Puah)의 아들 돌라(Tola)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의 사밀(Shamir)에 살았다.

2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십삼 년이었다. 그가 죽어 사밀에 장사되었다.

3 그 후에 길르앗(Gilead) 사람 야일(Jair)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십이 년이었다.

4 그에게 나귀를 탄 아들 삼십 명이 있었다. 삼십 개의 성읍이 있었다. 이 성읍들이 오늘날까지 야일의 촌락(Havvoth-jair)이라 불리고 있다. 이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다.

5 야일이 죽어 가몬(Kamon)에 장사되었다.

돌라와 야일은 사사기가 “작은 사사들”이라고 부르는 인물들이다. 그들의 이야기에는 전쟁도 없고, 극적인 사건도 없다. 단지 얼마나 다스렸고 어디서 죽었는지만 기록된다. 사사기의 리듬이 여기서 잠시 쉬어간다. 그러나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는다. 야일의 아들 삼십 명이 각자 나귀를 타고 삼십 개 성읍을 가졌다는 묘사 — 지방 권력이 아버지의 이름 위에 쌓인 지파 귀족의 모습이다.





또 다시 죄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Baal)과 아스다롯(Ashtaroth)과 아람(Aram)의 신들과 시돈(Sidon)의 신들과 모압(Moab)의 신들과 암몬(Ammon)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Philistine)의 신들을 섬겼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이 목록은 사사기에서 가장 긴 우상 목록이다. 여섯 민족의 신들이 열거된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하나의 신에게 돌아선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민족의 신들을 수용한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정체성의 완전한 해체 상태를 묘사한다. 신명기 사관의 관점에서 최악의 상태다.

7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블레셋(Philistines)의 손과 암몬(Ammonites) 자손의 손에 파셨다.

8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십팔 년 동안 억압했다. 요단 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땅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

9 암몬 자손이 요단 강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도 싸웠다. 이스라엘이 크게 고통받았다.





여호와의 대답

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으니 당신께 범죄했습니다.”

11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와 아모리와 암몬과 블레셋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12 또 시돈(Sidon)과 아말렉(Amalek)과 마온(Maon) 사람이 너희를 압제했을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고,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13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 구절은 사사기 전체에서 드문 장면이다 — 여호와가 구원을 거절한다. 사사 순환의 공식이 깨지는 순간처럼 보인다. 부르짖음이 반드시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15-16절에서 반전이 온다.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말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좋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오직 오늘 우리를 건져 주소서.”

16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애처로워지셨다.

“마음이 애처로워지셨다” — 히브리어 원문은 “그의 혼이 이스라엘의 수고를 견딜 수 없었다”에 가깝다. 여호와의 거절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회개 때문만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내면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구절 중 하나다.





길르앗에서 준비하다

17 암몬 자손이 소집되어 길르앗(Gilead)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Mizpah)에 진을 쳤다.

18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서로 말했다.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지도자를 찾는다 — 이것이 11장 입다의 무대다. 길르앗 사람들이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음을 뜻한다. 다음 장에서 그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내쫓은 사람 — 입다 — 에게 돌아가 이 자리를 제안한다.

다음 장 — 기생의 아들 입다. 형제들에게 쫓겨난 자가 나라를 구할 자가 된다. 그리고 딸에게 한 서원이 그를 기다린다.




사사기 11장 — 입다의 서원


쫓겨난 아들

1 길르앗(Gilead) 사람 입다(Jephthah · ㉸ 입타)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다.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다.

2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다.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3 입다가 자기 형제들을 피해 돕(Tob) 땅에 거주했다. 방탕한 자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 그와 함께 나가게 되었다.

입다(יִפְתָּח)는 ’그가 열다’라는 뜻이다. 출신이 정해 놓은 닫힌 문을 여는 이름이다. 기생(זוֹנָה, 조나)의 아들로서 정통 아들들에게 상속권을 박탈당했다. 고대 근동 법에서 서자는 합법적 재산권 주장이 어려웠다. BC 15세기 이라크 북부에서 발굴된 누지(Nuzi) 점토판에는 첩의 아들과 본처 아들 사이의 상속 분쟁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입다의 상황은 당시 법적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인물은 바로 이 쫓겨난 자였다.





역전의 협상

4 때가 되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다.

5 암몬 자손이 싸울 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으로 갔다.

6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라.”

7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오? 이제 환난을 당했다고 내게 온 것이오?”

8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로 돌아온 것이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오.”

9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다시 데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가 그들을 내 앞에 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될 것이오?”

10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오.”

11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이 그를 머리와 사령관으로 삼았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기 모든 말을 아뢰었다.

입다의 협상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감사히 수락하지 않는다. 먼저 자신을 쫓아낸 사실을 상기시키고, 조건을 분명히 한다 —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될 것이오?” 쫓겨난 자가 스스로 조건을 제시한다. 이것이 나중에 서원에서도 나타나는 입다의 성격이다. 그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말의 대가를 나중에 치른다.





외교 실패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당신이 우리를 대적하여 내 땅에 싸우러 온 것이 무슨 일이오?”

13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내 땅 아르논(Arnon)에서 얍복(Jabbok)까지, 요단 강까지 빼앗았기 때문이오.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주시오.”

14 입다가 다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었다.

15 “입다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홍해(Red Sea)까지 광야를 걸어 가데스(Kadesh)까지 왔습니다.

17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당신의 땅으로 지나게 해 주십시오’ 하니 에돔 왕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데스(Kadesh)에 머물렀습니다.

18 그 후에 광야를 통해 에돔의 땅과 모압의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편으로 와서 아르논(Arnon)을 건너지 않고 진을 쳤습니다.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19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Sihon)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헤스본 왕에게. ‘당신의 땅으로 지나 내 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20 그러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아 그의 땅으로 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혼이 자기 백성을 모두 모아 야하스(Jahaz)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21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했습니다.

22 아르논에서 얍복까지, 광야에서 요단 강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2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신 것이오. 그런데 당신이 그 땅을 차지하려 하오?

24 당신의 신 그모스(Chemosh)가 당신에게 준 것은 당신이 차지하지 않겠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앞에서 쫓아낸 것은 우리가 차지할 것이오.

25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Zippor)의 아들 발락(Balak)보다 나은 점이 있소? 그가 이스라엘과 다투었소? 그들과 싸웠소?

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 아로엘과 그 마을들,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들에서 삼백 년을 살았소. 그 동안에 왜 당신들이 되찾지 않았소?

27 나는 당신들에게 범죄하지 않았소. 당신들이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으로 내게 악하게 행하고 있소.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실 것이오.”

28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보낸 말을 듣지 않았다.

입다의 외교 서한은 구약에서 가장 길고 상세한 외교 협상 기록 중 하나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고, 법적 선례를 제시하며, 삼백 년간의 실효 지배를 논거로 든다. 현대 국제법의 ‘취득 시효’ 개념과 유사하다. 암몬이 이를 무시한 것은 입다의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땅에 대한 요구 자체가 협상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원

29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30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했다.

“당신이 정녕 암몬 자손을 내 손에 주시면

31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처음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이 사사기 11장의 무게 전체를 짊어진다. 입다는 무엇을 생각했을까? ’처음 나오는 자’가 사람일 경우를 상상했을까, 아니면 가축을 예상했을까? 고대 근동에서 번제 서원은 대체로 동물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본문 구조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어, 독자는 이미 비극을 예감한다. 입다 자신은 몰랐을 것이다.

32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싸웠다. 여호와가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다.

33 입다가 아로엘(Aroer)에서 민닛(Minnith)에 이르기까지 이십 개 성읍과 아벨 그라밈(Abel-keramim)까지 매우 크게 쳤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했다.





딸

34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딸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며 나와 그를 영접했다.

외동딸이었다. 입다에게는 아들도 딸도 그 외에 없었다.

35 입다가 딸을 보자 자기 옷을 찢었다.

“아, 내 딸아! 너는 나를 심히 낮추는구나. 너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 가운데 있구나. 내가 여호와께 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되돌릴 수 없다.”

36 딸이 입다에게 말했다.

“아버지, 당신이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면 여호와가 당신을 위해 원수들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 갚으신 후이니, 당신의 입에서 나온 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37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 달 동안만 나를 내버려 두어 산에 가서 내 여자 친구들과 함께 내 처녀임을 위해 울게 해 주십시오.”

38 입다가 말했다. “가거라.”

딸을 두 달 동안 보냈다. 딸이 여자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자기의 처녀임을 위해 울었다.

39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입다가 자기 서원대로 딸에게 행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규례가 되었다.

40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나흘씩 나가 길르앗(Gilead)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애가를 불렀다.

입다의 딸 —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 성경 전체에서 이름 없이 남은 여인들이 있다. 이 딸도 그 중 하나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은 매년 나흘간 이스라엘 여인들이 부르는 애가였다. 그 노래가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그 노래가 있었다는 사실만 남아 있다.

이 서원의 결과에 대해 유대교·기독교·이슬람은 다르게 읽는다. 유대교 전통의 일부 해석자(예를 들어 미드라쉬 탄후마)는 입다의 딸이 실제로 죽지 않고 성전에 봉헌되어 독신으로 살았다고 본다 — 레위기 27장이 사람도 여호와께 봉헌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다수 해석은 실제 번제로 죽임을 당했다고 본다 — 본문의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의 문자적 실행으로. 이슬람 전통은 이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다. 꾸란에 입다에 해당하는 인물이 없다. 현대 페미니스트 신학자 필리스 트리블(Phyllis Trible)은 이 본문을 ‘공포의 텍스트’ 시리즈 중 하나로 분석한다 — 권력 없는 자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소멸되는 구조.

번제가 이스라엘 율법에서 인간 번제를 금지하는 것과 충돌한다는 사실(레위기 18:21, 20:2-5)은 본문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입다의 서원이 경솔했다는 것은 본문 구조가 보여준다 — 그러나 본문의 저자는 직접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입다를 믿음의 목록에 포함시킨다. 그 판단의 무게도 독자에게 남겨진다.

다음 장 — 에브라임이 다시 다툰다. “당신들이 전쟁에 부를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다. 삼십 년을 기다려 온 갈등이 터진다. 그리고 ’쉽볼렛(shibboleth)’이라는 한 단어가 생사를 가른다.




사사기 12장 — 쉬볼렛


에브라임이 강을 건너오다

1 에브라임(Ephraim)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북쪽으로 건너와 입다(Jephthah · ㉸ 입타)에게 말했다.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당신 집을 불태워 버리겠소!”

2 입다가 대답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 내가 너희를 불렀소. 그러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주지 않았소.

3 너희가 나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 싸웠소. 그런데 오늘 왜 내게 올라와 전쟁을 하려 하는 거요?”

에브라임은 이미 같은 분쟁을 기드온과 벌인 적이 있었다(사사기 8장). 그때 기드온은 부드럽게 달래 넘겼다. 입다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요단 강의 나루터

4 입다가 길르앗(Gilead)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다.

에브라임이 외쳤다.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 끼어 사는 도망자들이다!”

5 길르앗은 에브라임을 피해 요단 강의 나루터를 먼저 차지했다.

에브라임의 패잔병이 나루터로 달아났다. “강을 건너게 해 달라”고 했다.

길르앗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이 에브라임 사람이오?”

그가 “아니오”라고 했다.

6 그러면 그들이 말했다.

“쉬볼렛(Shibboleth)이라고 해 보시오.”

그가 “씨볼렛(Sibboleth)”이라고 했다.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그러면 잡아 요단 강 나루에서 쳐 죽였다.

그 때 에브라임에서 죽은 자가 사만 이천 명이었다.

쉬볼렛(שִׁבֹּלֶת)은 히브리어로 ‘시냇물’ 또는 ‘이삭’을 뜻한다. 에브라임 방언에서는 어두의 ’sh’ 소리가 ’s’로 바뀐다. 이 발음 시험으로 사람을 죽인 사건은 언어가 무기가 된 최초의 기록 사례다. 오늘날 영어 “shibboleth”는 특정 집단을 식별하는 표지, 혹은 외부인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든 암호 같은 관습을 뜻하는 단어로 굳었다. 발음 하나가 생사를 갈랐다.





입다의 최후

7 입다가 육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길르앗(Gilead) 사람 입다가 죽어서 길르앗의 어느 성읍에 묻혔다.





세 사사

8 입다 다음에 베들레헴(Bethlehem) 사람 입산(Ibzan · ㉸ 이브찬)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9 그에게는 아들이 삼십 명이었고 딸이 삼십 명이었다. 그는 딸 삼십 명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며느리 삼십 명을 데려왔다. 그가 칠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0 입산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11 그 다음에 스불론(Zebulun) 사람 엘론(Elon)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십 년 동안 다스렸다.

12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 스불론 땅 아얄론(Aijalon)에 묻혔다.

13 그 다음에 비라돈(Pirathon · ㉸ 피라톤) 사람 힐렐(Hillel)의 아들 압돈(Abdon)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4 그에게 아들이 사십 명이었고, 손자가 삼십 명이었다. 모두 일흔 명이 나귀 일흔 마리를 탔다. 팔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5 에브라임(Ephraim) 산지에 있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아말렉(Amalek) 사람의 산지인 비라돈에 묻혔다.

12장은 사사기에서 가장 짧은 장이다. 입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세 사사가 연속으로 등장했다가 조용히 사라진다. 아들과 손자의 숫자, 나귀를 탄 수 — 권세와 재산의 척도를 성경이 전통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은 기록되지 않는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닌 인물로 넘어간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이 또다시 블레셋에 사십 년을 눌린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이상한 방문자가 온다.




사사기 13장 — 나실인의 탄생


사십 년의 압제

1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Philistine · ㉸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블레셋은 이집트 문서와 고대 근동 기록에서 ’해양 민족(Sea Peoples)’으로 등장한다. BC 12세기경 지중해 동쪽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보이며, 가나안 해안 평야에 다섯 도시국가 동맹을 세웠다 — 가사(Gaza), 아스글론(Ashkelon), 아스돗(Ashdod), 가드(Gath), 에그론(Ekron). 이들은 철기 기술을 독점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유지했다.





천사가 찾아오다

2 단(Dan) 지파 가운데 소라(Zorah) 출신 마노아(Manoah)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해 자녀가 없었다.

3 여호와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말했다.

“보라, 당신은 임신하지 못해 자녀가 없소. 그러나 당신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4 이제 조심하여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시오.

5 당신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마시오.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Nazirite · ㉸ 나지르인)이 될 것이오.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기 시작할 것이오.”

나실인(נָזִיר, nazir) 서원은 민수기 6장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세 가지 금기가 핵심이다 — 포도주와 모든 포도 산물을 마시거나 먹지 않을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것,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을 것. 대부분의 나실인 서원은 기간을 정해두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시적 헌신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독특한 경우다.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서원도 이 나실인 관습과 연결된다.





마노아의 기도

6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하나님의 천사 같아서 심히 두려웠어요.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도 내게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7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당신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마시오.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될 것이오’라고 했어요.”

8 마노아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주여, 당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태어날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9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그 여인에게 왔다. 그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였다. 남편 마노아는 같이 있지 않았다.

10 그 여인이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알렸다.

“보세요, 전에 내게 왔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어요!”

11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갔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나요.”

12 마노아가 물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키우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그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모두 삼가야 합니다.

14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한 술은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마시오.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녀가 지켜야 합니다.”





불꽃 속으로

15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했다.

“당신이 가시기 전에 우리가 당신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어린 염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16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붙든다 해도, 나는 당신의 음식을 먹지 않겠소. 그러나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리시오.”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인 줄 몰랐다.

17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당신을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18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소? 내 이름은 기묘합니다.”

19 마노아가 어린 염소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천사가 이상한 일을 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었다.

20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 불꽃 속에서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얼굴을 땅에 댔다.

21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천사임을 알았다.

22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죽겠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소!”

23 그러나 아내가 말했다.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이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이 없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침착하고 이성적인 인물이다. 남편이 두려움에 굳을 때 그녀가 논리로 설득한다. 천사가 먼저 나타난 것도 남편이 아니라 그녀에게였다.





삼손의 탄생

24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삼손(Samson)이라 했다. 아이가 자라자 여호와가 그에게 복을 주셨다.

25 소라(Zorah)와 에스다올(Eshtaol) 사이 마하네단(Mahaneh-dan) 들판에서, 여호와의 영이 처음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שִׁמְשׁוֹן, Shimshon) — 태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쉐메쉬(שֶׁמֶשׁ)’에서 파생한 이름이다. ’작은 태양’ 혹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소라 근처에는 벳세메스(Beth-shemesh, ’태양의 집’)라는 지명도 있다. 학자들은 삼손 이야기의 일부 모티프 — 엄청난 힘, 여인에 의한 배신, 원수의 신전 파괴 — 가 메소포타미아의 영웅 서사시 길가메시나 우가릿의 신화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삼손 이야기는 그 틀 안에서 철저히 이스라엘의 신학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 —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한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고, 그 안에서 꿀을 발견한다. 결혼 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낸다.




사사기 14장 — 사자의 꿀, 수수께끼의 함정


딤나의 여인

1 삼손이 딤나(Timnah · ㉸ 팀나)에 내려갔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인을 보았다.

2 그가 올라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가운데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얻어 주세요.”

3 부모가 말했다.

“네 형제들의 딸들 가운데, 우리 온 백성 가운데 아내 될 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얻으려 하느냐?”

삼손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여인을 내게 얻어 주세요. 그녀가 내 마음에 드니까요.”

‘할례받지 못한’ — 이스라엘 문화에서 블레셋을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이었다. 할례는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언약 밖에 있다는 뜻이었다. 삼손은 언약의 경계 밖에 있는 여인에게 마음이 끌린다. 그런데 본문은 곧 이어 이것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찾으신 것이었다”고 말한다.

4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에게서 나온 일임을 알지 못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사자를 맨손으로

5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딤나로 내려갔다. 딤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왔다.

6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강하게 임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었다. 어린 염소를 찢듯이.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

7 내려가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의 눈에 그녀가 좋았다.

8 얼마 뒤, 그가 그 여인과 결혼하러 돌아올 때, 사자의 사체를 보러 방향을 틀었다.

사체 안에 벌 떼가 있었고 꿀이 있었다.

9 손으로 꿀을 떠냈다. 길을 걸으며 먹었다. 부모에게도 드려서 그들도 먹었다. 그러나 그 꿀이 사자의 사체에서 난 것을 말하지 않았다.

나실인이라면 시체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됐다. 죽은 사자를 만지고 그 안에서 꿀을 꺼낸 것은 나실인 서원 위반이다.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부터 규칙의 경계에서 걷는다.





결혼 잔치와 수수께끼

10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인에게로 내려갔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젊은이들이 으레 그렇게 하듯.

11 사람들이 삼손을 보자 동행자 삼십 명을 데려왔다. 그들이 삼손 곁에 있었다.

12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이 칠 일 잔치 동안 그것을 풀면, 내가 너희에게 삼베 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주겠다.

13 그러나 너희가 내게 알려주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삼베 옷 삼십 벌과 겉옷 삼십 벌을 줘야 한다.”

그들이 말했다. “수수께끼를 내 보시오. 듣겠소.”

14 삼손이 말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수수께끼의 답은 사자와 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몰랐다면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였다. 삼손은 공정한 내기를 한 게 아니었다. 수수께끼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배신

15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했다.

“네 남편을 꼬드겨 수수께끼를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 우리의 재물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16 삼손의 아내가 그에게 달라붙어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수수께끼를 내 민족에게 풀어주면서 내게는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삼손이 말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않았소. 당신에게 말해야 했겠소?”

17 아내가 잔치가 계속되는 칠 일 동안 그의 곁에서 울었다. 일곱째 날에 그녀의 성화에 눌려 답을 말해줬다. 그녀가 자기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일러주었다.

18 일곱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오?”

삼손이 말했다.

“내 암소로 밭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오.”

‘내 암소’ — 삼손의 아내를 가리킨다. 격하된 비유다. 배신을 당한 남자의 말이다.





삼십 명의 죽음

19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강하게 임했다. 그가 아스글론(Ashkelon · ㉸ 아스칼론)으로 내려가 거기서 삼십 명을 쳐 죽였다.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었다.

화가 극도로 치밀어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다.

20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동행자 중 한 명에게 주어졌다.

결혼 잔치는 파국으로 끝났다. 삼손은 블레셋을 죽이고, 아내를 잃고, 집으로 돌아갔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기회를 찾으셨다”는 4절의 말을 기억나게 한다. 이 모든 일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다음 장 — 삼손이 아내를 찾아 딤나로 돌아온다. 이미 다른 남자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아 불을 놓는다.




사사기 15장 — 나귀 턱뼈 하나


불타는 여우들

1 얼마 뒤 밀 수확 때가 됐다. 삼손이 어린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갔다.

“아내의 방에 들어가겠소.”

장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2 “네가 정말 그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를 네 친구에게 주었다.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보다 아름답지 않느냐? 그녀를 대신 가져라.”

3 삼손이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죄가 없소.”

4 삼손이 나가 여우 삼백 마리를 잡았다. 횃불을 가져다 꼬리와 꼬리 사이에 묶었다. 두 마리 꼬리 사이마다 횃불 하나씩.

5 횃불에 불을 붙이고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 가운데로 풀었다. 익은 곡식단과 아직 베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까지 태웠다.

여우 삼백 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우가 많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여우(שׁוּעָל, shual)’와 ’자칼’을 같은 단어로 쓰는 경우가 있어, 일부 학자는 자칼이었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자칼은 무리를 짓고 이동하므로 더 쉽게 잡을 수 있었다. 본문은 숫자만 줄 뿐이다.





연쇄 보복

6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삼손이다. 딤나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남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인과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다.

7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고 그만둘 것이오!”

8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쓰러뜨렸다. 그런 다음 내려가 에담(Etam) 바위 틈에 살았다.





유다가 삼손을 묶다

9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Judah)에 진 치고, 레히(Lehi · ㉸ 레키)를 향해 공격하려 했다.

10 유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우리에게 올라왔소?”

“삼손을 잡으러 왔소.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하려 하오.”

11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삼손이 말했다.

“그들이 내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했소.”

12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러 내려왔소.”

삼손이 말했다.

“맹세하시오. 너희가 직접 나를 치지 않겠다고.”

13 그들이 말했다. “아니오. 우리는 그냥 당신을 잡아 그들 손에 넘겨줄 뿐이오. 절대 죽이지 않겠소.”

새 밧줄 두 개로 삼손을 묶어 그 바위에서 끌고 올라왔다.





나귀 턱뼈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왔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하게 임했다.

팔의 밧줄이 불에 탄 실처럼 끊겼다. 결박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15 그가 신선한 나귀 턱뼈 하나를 찾아냈다. 손을 뻗어 잡았다.

그것으로 천 명을 쳐 죽였다.

16 삼손이 말했다.

“나귀 턱뼈 하나로, 쌓고 또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천 명을 쳤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턱뼈(חֲמוֹר, khamor)’와 ’나귀(khamor)’를 같은 단어로 썼다는 언어 유희가 있다. ’나귀 턱뼈로 나귀 떼를 쌓았다’ — 블레셋을 나귀 무리에 비유하는 조롱이 담겨 있다.

17 삼손이 말을 마치고 턱뼈를 손에서 던졌다. 그 곳 이름을 라맛 레히(Ramath-lehi — ‘턱뼈의 언덕’)라 했다.





목이 말랐다

18 삼손이 몹시 갈증을 느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당신이 이 큰 구원을 종의 손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넘어가겠습니까?”

19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쪼개셨다. 그 곳에서 물이 나왔다. 삼손이 마셨다. 정신이 회복되었다.

그 곳을 엔 하코레(En-hakkore — ‘부르짖은 자의 샘’)라 이름 지었다. 지금도 레히에 그것이 있다.

‘할례받지 못한 자’ — 삼손은 혼자 싸워 천 명을 죽였다. 그런데 그의 두려움은 전투가 아니라 갈증이었다. 힘이 있어도 목마름은 막을 수 없었다. 나실인이 자기 힘의 한계를 여기서 처음 느낀다.

20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시대에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음 장 — 삼손이 가사로 내려간다. 기생의 집에 들어간다. 성문을 뽑아 메고 떠난다. 그리고 들릴라를 만난다.




사사기 16장 — 들릴라, 두 기둥


가사의 밤

1 삼손이 가사(Gaza · ㉸ 가자)에 내려갔다. 거기서 창녀를 보고 들어갔다.

2 “삼손이 여기 왔다.”

가사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퍼졌다. 성문에 잠복해 두었다. 밤새 조용히 기다렸다.

“새벽이 되면 그를 죽이겠다.”

3 삼손은 자정까지 누워 있었다. 자정에 일어나 성문 문짝들과 두 문설주를 잡아 문빗장까지 함께 빼냈다. 어깨에 메고 헤브론(Hebron) 앞 산 꼭대기까지 가져갔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60킬로미터, 게다가 상당한 고도차가 있다. 성문은 나무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무거운 구조물이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단 한 문장으로 건조하게 기록한다.





들릴라

4 그 뒤에 삼손이 소렉(Sorek) 골짜기의 들릴라(Delilah · ㉸ 달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

5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와서 말했다.

“그를 꼬드겨서, 그의 힘이 왜 그렇게 크고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고 결박할 수 있는지 알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각자 은 천백 개씩 네게 주겠다.”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이라면 총 오천오백 개다. 당시 기준으로 막대한 금액이었다.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인지 이스라엘 여인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그녀의 이름이 히브리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직접 접근했다는 점을 근거로 블레셋 쪽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6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의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어요?”

7 삼손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생줄 일곱 개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 같이 될 거요.”

8 블레셋 통치자들이 아직 마르지 않은 생줄 일곱 개를 가져왔다. 그녀가 삼손을 그것으로 묶었다.

9 방에 잠복한 자들이 있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실처럼 그 줄들을 끊었다. 불에 탄 실처럼. 그의 힘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세 번의 거짓말

10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제 정말로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줘요.”

11 삼손이 말했다.

“한 번도 쓴 적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 같이 될 거요.”

12 들릴라가 새 밧줄로 그를 묶고 소리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잠복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삼손이 실처럼 팔의 밧줄들을 끊었다.

13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다.

“여태 나를 속이고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을 수 있는지 말해줘요.”

그가 말했다.

“내 머리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에 얽어 짜면, 내 힘이 약해질 거요.”

14 그녀가 베틀로 그것을 단단하게 짰다. 그리고 소리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 베틀 기둥과 날실을 빼내 버렸다.





마침내 진실을

15 들릴라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마음이 내게 없군요. 세 번이나 나를 속이고 힘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16 날마다 그녀가 성화로 몰아붙이며 졸랐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다.

17 마침내 그가 마음속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내 머리에 면도칼을 댄 일이 없소. 나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오.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떠나 약해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될 거요.”

18 들릴라는 그가 마음속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을 알았다. 사람을 보내 블레셋 통치자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올라오세요. 그가 마음속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블레셋 통치자들이 은을 손에 들고 그녀에게 올라왔다.

19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서 재웠다.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었다. 그리고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의 힘이 떠났다.

20 그녀가 소리쳤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가 잠에서 깨어났다. “전처럼 나가서 몸을 떨쳐야지.”

그러나 여호와가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가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 가장 슬픈 문장이다. 힘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일어나는 사람. 이 구절은 삼손의 비극을 한 문장에 다 담는다.





가사에 갇히다

21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았다. 눈을 뽑았다.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놋 사슬로 그를 묶었다. 감옥에서 맷돌을 갈게 했다.

맷돌 갈기는 고대에 노예나 죄수가 하는 가장 낮은 일이었다. 한때 성문을 어깨에 메고 떠났던 삼손이 이제 맷돌을 밀고 있다.

22 그러나 머리털이 밀린 뒤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다곤 신전의 축제

23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큰 제사를 드리러 모였다. 자기들의 신 다곤(Dagon)에게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겼다.”

24 백성들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우리의 신이 우리 땅을 황폐케 한 원수, 우리 중에 많이 죽인 자를 우리 손에 넘겼다.”

25 잔치 기분이 무르익었을 때, 그들이 말했다.

“삼손을 불러내서 우리를 위해 재주를 부리게 해라.”

감옥에서 삼손을 불러냈다. 그가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렸다. 두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26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소년에게 말했다.

“내 손을 이 집을 받치는 기둥에 대어줘라. 내가 기댈 수 있게.”

27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다. 블레셋 모든 통치자가 거기 있었다. 지붕 위에도 삼천 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28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뽑은 것에 대해 단번에 복수하게 해 주소서.”

29 삼손이 집을 받치는 두 기둥을 껴안았다. 하나는 오른손에, 하나는 왼손에.

30 그가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자!”

힘을 다해 기둥을 밀었다.

그 집이 통치자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위에 무너졌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

고고학 — 1990년대 텔 카시르(Tell Qasile, 현대 텔 아비브 북쪽 야르콘 강변)와 텔 미크네(Tell Miqne, 에그론 추정지)에서 블레셋 신전 유적이 발굴됐다. 두 신전 모두 중앙 홀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 받침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둥 간격은 약 2미터. 힘이 극도로 강한 사람이 두 기둥을 동시에 밀었을 때 지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사사기 16장의 묘사와 발굴 결과가 일치한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트루데 도탄(Trude Dothan)과 모셰 도탄(Moshe Dothan)이 주도한 에그론 발굴(1981~1996)은 블레셋 문화의 실체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장례

31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 삼손의 시체를 가져다가 소라(Zorah)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이십 년 다스렸다.

삼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모순적인 사사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으나 나실인 규칙을 번번이 어겼다.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 싸웠으나 동기는 개인적 복수였다. 블레셋을 죽였으나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눈이 뽑힌 채 감옥 맷돌 앞에서 기도했다. 이 기도가 가장 순수한 기도였다. 그때 머리털이 자라 있었다.

다음 장 — 전혀 다른 이야기. 에브라임 산지의 한 남자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첫 장면이다.




사사기 17장 — 자기 집의 제사장


훔친 은

1 에브라임(Ephraim) 산지에 미가(Micah · ㉸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2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은 천백 개를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 귀에 대고 저주하셨잖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 은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여호와가 네게 복을 주시기를!”

3 그가 은 천백 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 은을 손에서 여호와께 드려 내 아들을 위해 신상을 만들게 하겠다.”

4 그 돈을 아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은 이백 개를 가져다가 은장이에게 주었다. 은장이가 신상(carved image)과 부어 만든 신상(molten image)을 만들었다. 그것들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백 개라는 숫자다. 들릴라가 블레셋 통치자들에게 각자 받기로 한 은의 액수가 정확히 천백 개였다(16:5).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숫자를 일부러 반복 배치한 문학적 장치인지 —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5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에봇(ephod)은 제사장 예복의 일부분이다. 드라빔(teraphim)은 가정의 수호신상으로, 라반의 드라빔을 라헬이 훔친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나온다. 법적으로 모두 금지된 것들이다. 출애굽기 20장은 우상 숭배를 명시적으로 금한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다. 미가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어기고 있다.

6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한 문장이 17~21장 전체의 제목이다. 사사기는 이 구절을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에서 반복 사용한다. 반복될수록 그 의미는 무거워진다. 책의 마지막 절이 이 문장으로 끝난다.





레위인 제사장

7 유다(Judah)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다. 레위(Levi) 지파였다. 그가 거기서 살고 있었다.

8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났다. 에브라임 산지로, 미가의 집까지 갔다.

9 미가가 물었다. “어디서 왔소?”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 사람이오. 살 곳을 찾고 있소.”

10 미가가 그에게 말했다.

“내게 머물러 있어요. 나의 아버지도 되고 제사장도 되어 주세요. 일 년에 은 열 개와 의복과 먹을 것을 주겠소.”

11 레위인이 그와 함께 살기로 했다. 그 젊은이는 그에게 아들 중 하나와 같았다.

12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젊은이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살았다.

13 미가가 말했다.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두고, 레위인 제사장도 세웠다. 형식은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이 착각이 사사기 후반부의 비극을 예고한다.

다음 장 —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찾아 이동한다. 길에서 미가의 집을 지나치며 레위인 제사장과 신상을 빼앗는다.




사사기 18장 — 단 지파의 긴 행군


땅을 찾아서

1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때 단(Dan) 지파는 살 땅을 찾고 있었다. 그 날까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유산으로 받은 땅이 그들에게 아직 배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수아 19장은 단 지파에게 블레셋 평야 쪽 땅을 배분했다. 그러나 단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블레셋과 아모리의 압박으로 산지로 밀려났다는 것이 여호수아 19장 47절과 사사기 1장 34절에 나온다. 삼손이 단 지파였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하면 — 삼손의 블레셋과의 분쟁이 단 지파 전체의 땅 문제와 연결된다.

2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용사 다섯 명을 보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했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 미가의 집에 묵었다.

3 미가 집 가까이 있을 때, 레위 젊은이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을 데려왔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4 그가 말했다.

“미가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나를 고용했소. 내가 그의 제사장이 되었소.”

5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잘 될지.”

6 제사장이 말했다.

“평안히 가시오. 여호와의 눈이 너희가 가는 길을 보고 계시오.”





라이스 성읍

7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Laish)에 이르렀다.

거기 사는 백성이 안전하고 고요하게 살고 있었다. 시돈 사람의 방식대로. 부족함이 없었다. 땅도 넓었다.

시돈(Sidon)과도 멀고, 다른 어떤 민족과도 거래하지 않았다.

8 그들이 돌아와 형제들에게 말했다.

9 “올라갑시다! 그들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소. 아주 좋았소. 너희가 가만히 있겠소? 망설이지 말고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합시다.

10 가면 아무 부족함도 없는 백성을 만날 것이오. 그 땅은 넓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 손에 주셨소.”





신상을 빼앗다

11 단 자손 중에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육백 명이 무장하고 출발했다.

12 유다의 기럇여아림(Kiriath-jearim) 뒤편에 진을 쳤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 단(Mahaneh-dan — ‘단의 진영’)이라 한다.

13 거기서 에브라임 산지로 지나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14 라이스 땅을 탐지했던 다섯 사람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시오.”

15 그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레위 젊은이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했다.

16 육백 명의 단 자손이 무기를 들고 문 입구에 서 있었다.

17 다섯 명이 들어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갔다. 제사장이 문 입구에 무장한 육백 명과 함께 서 있었다.

18 그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려 하자, 제사장이 말했다.

“뭘 하시오?”

19 그들이 말했다.

“입 다물어요. 손에 손을 얹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고 제사장도 되어요. 한 사람의 집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소,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소?”

20 제사장의 마음이 기뻤다.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갔다.





미가의 추격

21 그들이 돌아서서 어린이들과 가축들과 짐을 앞에 두고 출발했다.

22 미가의 집에서 꽤 멀리 왔을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 자손을 뒤쫓았다.

23 그들이 단 자손을 불렀다. 단 자손이 돌아보며 미가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오?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았소?”

24 미가가 말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가져갔소. 나에게 남은 게 무엇이오? 어떻게 나에게 왜 그러냐고 할 수 있소?”

25 단 자손이 말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말 걸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난 자들이 당신을 치고 당신 집도 죽일 거요.”

26 단 자손이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라이스의 함락

27 그들이 미가가 만든 것들과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Laish), 평안하고 조용한 백성에게 이르렀다. 칼날로 그들을 쳤다. 성읍을 불살랐다.

28 라이스와 시돈 사이가 멀어서 구출할 자가 없었다. 어떤 민족과도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성읍은 벧르홉(Beth-rehob) 평야에 있었다.

그들이 성읍을 다시 짓고, 거기에 살았다.

29 이스라엘의 아버지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 이름을 단(Dan)이라 했다.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라이스였다.

텔 단(Tel Dan) — 현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북쪽,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다. 1966년부터 아브라함 비란(Avraham Biran)이 이끄는 히브리 연합 대학 발굴팀이 이 유적지를 발굴했다. BC 12세기 층에서 단 지파의 정착 흔적이 확인됐다. 또한 BC 9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뿔 제단과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신전 관련 유적이 발굴됐다 — 이 신전은 훗날 왕상 12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배교 예배 장소가 된다. 1993년 같은 장소에서 ’다윗 왕조(בית דוד, Beit David)’라는 글자가 새겨진 비석(텔 단 비문, Tel Dan Stele)이 발굴됐다. BC 9세기 아람어 비문으로, 성경 밖에서 다윗 왕조의 존재를 처음 입증한 고고학 자료다.





신상이 자리를 잡다

30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해 그 신상을 세웠다. 모세(Moses)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Jonathan)과 그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31 하나님의 집이 실로(Shiloh)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에 세워져 있었다.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다. 본문은 이 사실을 날것 그대로 제시한다. 일부 히브리어 사본은 ‘모세(מֹשֶׁה)’라는 이름을 가리기 위해 뒤에 글자 ’נ’(nun)을 삽입해 ’므낫세(מְנַשֶּׁה)’로 바꾸어 읽게 했다. 마소라 본문이 ’므낫세’로 표기하는 것은 그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학자 대부분은 원래 ’모세’였다고 본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수치를 보존한 흔적이다.

다음 장 —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 첩과 함께 살고 있었다. 첩이 그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갔다. 레위인이 데리러 간다.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




사사기 19장 — 기브아의 밤


떠난 첩

1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때, 에브라임 산지 먼 곳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 유다(Judah)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있었다.

2 첩이 그에게 화를 내고 베들레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사 개월을 거기 있었다.

히브리어 원문의 동사는 해석이 엇갈린다. 개역한글은 “행음하고”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자나(zanah)’가 여기서 실제로 간음을 뜻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화내다’ 또는 ’버리다’를 뜻하는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칠십인역(Septuagint, 그리스어 구약 번역)은 단순히 “그를 떠나서”라고 번역한다. 본문은 그녀가 왜 떠났는지 이유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3 레위인이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부드러운 말로 그녀를 데려오기 위해서였다. 종 하나와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갔다.

그녀가 그를 아버지 집으로 안내했다. 처녀의 아버지가 그를 보자 기쁘게 맞이했다.

4 장인이 되는 처녀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었다. 사흘을 함께 있었다. 먹고 마시며 거기서 잤다.

5 나흘째 날 아침 일찍 그가 일어나 떠나려 했다. 처녀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했다.

“뭔가 먹고 기력을 차린 다음 떠나시오.”

6 둘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제발 오늘 밤은 더 있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시오.”

7 레위인이 일어나 가려 했지만, 장인의 성화에 눌려 다시 자게 됐다.

8 닷새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려 했다.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기력을 차리세요. 날이 기울 때까지 기다리시오.”

두 사람이 함께 먹었다.

9 레위인이 첩과 종을 데리고 일어나 가려 했다. 장인이 말했다.

“봐요,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소. 오늘 밤도 있으시오. 보시오, 하루가 다 가고 있소. 여기서 자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 집으로 가시오.”

10 레위인이 더 자기를 싫어해서 일어났다.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을 데리고 떠났다.





기브아에서 묵기로 하다

여부스(예루살렘(Jerusalem) — 그때 이름이 여부스였다) 맞은편에 이르렀을 때 날이 많이 기울어 있었다.

11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이 여부스 성으로 들어가 밤을 보냅시다.”

12 주인이 말했다.

“이방인의 성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소. 이스라엘 자손의 성이 아니니. 기브아(Gibeah)로 가자.”

13 “저 곳 중 한 곳에서 밤을 보냅시다. 기브아나 라마(Ramah) 중 어디든.”

14 그들이 길을 계속 가서 베냐민(Benjamin) 사람의 기브아 가까이서 해가 졌다.

15 기브아에서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가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았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다.





낯선 노인

16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 기브아 주민들은 베냐민 사람들이었다.

17 노인이 고개를 들어 보니 길에 나그네가 있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오?”

18 그가 말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먼 쪽으로 가는 중이오. 그쪽이 내 고향이오.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고 있소. 그런데 아무도 나를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소.

19 나귀들 먹일 짚과 꼴이 있고, 빵과 포도주도 나와 내 여인과 내 종을 위해 있소. 부족한 게 없소.”

20 노인이 말했다.

“평안히 가시오. 필요한 건 모두 내가 대주겠소. 다만 넓은 거리에서 밤을 보내지는 마시오.”

21 노인이 그를 집으로 데려갔다.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발을 씻었다. 먹고 마셨다.





소돔의 재현

22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보라, 성읍의 악한 남자들이 집을 빙 둘러싸고 문을 두드렸다.

노인에게 말했다.

“당신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욕보이겠다.”

이 장면은 창세기 19장 소돔의 밤과 거의 한 문장씩 평행을 이룬다. ‘집을 둘러싸다’, ‘끌어내라’, ‘욕보이겠다’ — 동일한 구조, 동일한 요구, 동일한 공포. 이스라엘의 기브아가 소돔이 됐다. 본문이 의도한 대조다. 가나안의 죄악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23 집 주인 노인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마시오.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오.

24 보시오, 내 딸 처녀와 이 사람의 첩이 있소. 그들을 끌어내 욕보이시오. 당신들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하시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오.”

25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잡아 그들에게로 끌어내어 내어주었다. 그들이 밤새 그녀를 욕보이고 아침까지 학대하다가 동이 틀 무렵에 놓아주었다.

26 여인이 새벽빛이 들어올 때 그 남자의 집 문에 와서 쓰러졌다. 날이 밝도록.





문 앞의 손

27 아침에 그 주인이 일어나 문을 열고 나오려 하자, 보라, 여인이 집 문에서 쓰러져 있었다. 손이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28 그가 말했다. “일어나 가자.”

대답이 없었다.

그가 그녀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갔다.

29 집에 이르러 칼을 가져다가 자기 첩의 시신을 잡아 뼈마다 마디마디를 자르고 열두 토막을 냈다.

30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이런 일을 본 일도 없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말하라.”

열두 토막의 시신을 열두 지파에게 보낸 것은 소집 신호다. 전쟁 선포의 방식이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도 같은 방식을 쓴다 — 소의 두 토막을 잘라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 군사를 소집한다. 그러나 거기서는 소를 자른다. 여기서는 사람이다. 여인의 몸이 편지가 됐다. 그 편지를 쓴 것은 레위인이다.

레위인은 사건을 어떻게 말할까? 다음 장에 그의 증언이 나온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온 독자는 그의 말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는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내보낸 사람이었다.

다음 장 — 이스라엘 전 지파가 미스바에 모인다. 레위인이 증언한다. 베냐민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사사기 20장 — 형제를 치는 칼


미스바의 총회

1 이스라엘 자손이 다 나왔다. 단(Dan)에서 브엘세바(Beersheba)까지, 그리고 길르앗(Gilead) 땅에서도. 여호와 앞에 미스바(Mizpah · ㉸ 미츠파)에 모였다.

2 온 백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백성 총회에 나아왔다. 칼을 뽑는 보병이 사십만 명이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부터 최남단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국토 전체가 소집된 것이다. 이런 총동원은 사사기에서 이 장면이 처음이다.

3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온 것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라.”





레위인의 증언

4 죽임 당한 여인의 남편 레위인이 대답하여 말했다.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의 기브아에 이르러 밤을 보내려 했소.

5 기브아 사람들이 일어나 밤에 나를 향해 집을 포위했소. 나를 죽이려 했소. 내 첩을 욕보여서 그녀가 죽었소.

6 나는 내 첩을 잡아 잘라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온 영토로 보냈소. 이스라엘 중에 음란과 어리석은 짓이 행해졌기 때문이오.

7 이스라엘 자손, 당신들 모두 여기 있소. 지금 여기서 의논하고 말하시오.”

레위인의 증언과 19장의 실제 사건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19장에서 레위인은 자기 첩을 잡아 문 밖으로 내어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증언에서 그 부분은 사라졌다. 성경은 이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독자가 두 본문을 나란히 읽으며 알게 할 뿐이다.





결의

8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지 않겠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9 이제 기브아에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겠다.

10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씩 취하겠다.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게 하겠다. 베냐민의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행한 모든 어리석은 일에 따라 갚을 것이다.”

11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 같이 그 성읍을 쳐 모였다.





베냐민의 거절

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 말했다.

“너희 중에 이런 악한 일이 무엇이냐?

13 이제 기브아의 악한 남자들을 넘겨라.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14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로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15 그 날 베냐민 자손이 성읍에서부터 칼을 뽑는 자 이만 육천 명이 계수됐다. 그 외에도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칠백 명이 있었다.

16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왼손잡이 칠백 명이 택함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 한 올도 빗나가지 않는 자들이었다.

17 이스라엘 중 베냐민 외에 칼을 뽑은 자가 사십만 명이었다. 이들은 다 용사였다.





두 번의 패배

18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벧엘(Bethel · ㉸ 베텔)로 올라가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유다가 먼저 가라.”

19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맞서 진을 쳤다.

20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나갔다. 기브아에서 진을 쳤다.

21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 날 이스라엘 중에 이만 이천 명을 쓰러뜨렸다.

22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격려했다. 첫날과 같은 곳에 다시 진을 쳤다.

23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녁까지 울었다. 여호와께 물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다시 올라갈까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올라가 그와 싸워라.”

24 이스라엘 자손이 이튿날에 베냐민 자손에게 가까이 갔다.

25 베냐민이 이틀째에 이스라엘에서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 중 또 만 팔천 명을 쓰러뜨렸다. 칼을 뽑는 자들이었다.





금식, 번제, 화목제

26 이스라엘 자손이 온 백성이 올라가 벧엘에 이르러 앉아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 그 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2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날 거기 있었다.

28 아론(Aaron)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Phinehas · ㉸ 피느하스)가 그때 언약궤 앞에 서 있었다.

이스라엘이 물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다시 싸우러 올라갈까요? 그쳐야 할까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매복 작전

29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복병을 두었다.

30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에게 올라가서, 기브아를 향하여 진을 치되 전번과 같이 했다.

31 베냐민 자손이 나와 백성을 향해 맞섰다. 전번처럼 성읍에서 멀리 끌려 나갔다. 들의 두 큰 길에서 이스라엘 중에 죽이기 시작했다. 전번처럼 삼십 명쯤 됐다.

32 베냐민 자손이 말했다. “그들이 우리 앞에서 처음처럼 패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말했다. “도망쳐 그들을 성읍에서 길로 끌어내자.”

33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버리고 바알 다말(Baal-tamar)에 진을 재편성했다. 이스라엘의 복병이 자기 자리, 기브아 서편 벌판에서 뛰쳐나왔다.

34 이스라엘 중 택한 자 만 명이 기브아를 향해 달려왔다. 전투가 치열했다. 베냐민은 재앙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온 것을 알지 못했다.

35 여호와가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 무너뜨렸다.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중에서 이만 오천백 명을 죽였다. 모두 칼을 뽑는 자들이었다.





기브아가 불탄다

36 베냐민 자손이 패배한 것을 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에 복병을 믿고 뒤로 물러났다.

37 복병이 급히 기브아로 달려갔다. 칼날로 쳐 성읍 전체를 쳤다.

38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이 신호를 정해두었다. 연기가 성읍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을 신호로 삼기로 했다.

39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물러날 때 베냐민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다. 삼십 명쯤 죽였다.

“우리가 처음 전투에서처럼 또 그들을 쳤다.”

40 연기 기둥이 성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다. 베냐민이 뒤를 돌아보자, 성읍 전체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다.

41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서자, 베냐민 사람들이 떨었다. 재앙이 자기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42 베냐민이 이스라엘 앞에서 등을 돌려 광야 길로 달아났다. 그러나 전투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성읍에서 나온 자들도 그들 가운데서 죽였다.

43 베냐민을 둘러싸 추격하여 기브아 동쪽 맞은편 쉬는 곳까지 밟아 눌렀다.

44 베냐민 중에 죽은 자가 만 팔천 명이었다. 용사들이었다.

45 그들이 광야로 달아나 림몬(Rimmon) 바위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이 큰 길에서 오천 명을 죽였다. 기돔(Gidom)까지 쫓아가서 이천 명을 죽였다.

46 그 날 베냐민에서 죽은 자가 모두 이만 오천 명이었다. 칼을 뽑는 자들이었다. 모두 용사였다.

47 베냐민 중 육백 명이 돌아서서 광야의 림몬 바위로 달아났다. 사 개월 동안 림몬 바위에 있었다.

48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칼날로 쳤다. 성읍 사람들, 짐승, 발견하는 모든 것을 다 죽였다. 발견된 모든 성읍을 불살랐다.

이스라엘 자체의 내전이다. 적이 아닌 같은 민족 베냐민을 거의 멸절시켰다. 이스라엘 총 사망자도 사만 명이었다. 원인을 추적하면 — 레위인 첩의 죽음, 기브아 남자들의 범죄, 베냐민의 그 범죄자 보호, 그리고 레위인이 처음부터 첩을 문 밖으로 내어준 것.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있었다.

다음 장 —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맹세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베냐민이 멸절할 위기다.




사사기 21장 — 지파 하나를 살려야 한다


맹세의 덫

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다.

“우리 중 아무도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

2 백성이 벧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저녁까지 앉아 있었다. 크게 울었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습니까?”

4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났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5 이스라엘 자손이 말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여호와 앞에 총회로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굳게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야베스 길르앗

6 이스라엘 자손이 형제 베냐민을 불쌍히 여겨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졌다.

7 우리가 여호와 앞에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아내를 어떻게 구하겠는가?”

8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조사해보니, 야베스 길르앗(Jabesh-gilead · ㉸ 야베스 길르아드)에서는 한 사람도 진에 오지 않았다.

9 백성이 계수됐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 아무도 없었다.

10 회중이 용사 만 이천 명을 거기로 보냈다. 명령했다.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칼날로 처라. 여자들과 아이들도.

11 이렇게 하라. 남자와 함께 잔 여자는 완전히 진멸하라.”

12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 남자와 잔 일이 없는 처녀 사백 명을 찾아냈다. 그들을 실로(Shiloh) 진에 데려왔다. 실로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

13 온 회중이 사람을 보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말했다. 평화를 선언했다.

14 베냐민이 그때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자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모자랐다.





실로의 춤

15 백성이 베냐민을 불쌍히 여겼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찢어놓으셨기 때문이었다.

16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다.

“여인들이 베냐민에서 사라졌으니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아내를 어떻게 하겠는가?

17 살아남은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18 그러나 우리는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베냐민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9 그들이 말했다.

“실로(Shiloh)에서 해마다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실로는 벧엘 북쪽, 르보나(Lebonah) 남쪽, 벧엘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 동쪽에 있다.

20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했다.

“가서 포도원에 숨어라.

21 실로의 딸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자 자기 아내를 붙잡고 베냐민 땅으로 가라.

22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우리에게 따지러 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다. ‘우리를 위해 그들을 허락해 주시오. 전쟁에서 각 사람의 아내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않았으니, 이제 너희에게 죄가 없소.’”

23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했다. 춤추는 자들 중에서 각자 자기 아내를 붙잡았다. 자기들의 기업으로 끌고 가서 성읍들을 다시 짓고 거기 살았다.

24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흩어졌다. 각자 자기 기업으로 떠났다.





왕이 없었다

25 그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문장으로 사사기가 끝난다. 17장 6절에서 처음 나왔던 이 선언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된다. 반복이 아니라 결론이다. 사사기 전체가 이 한 문장을 향해 달려왔다.

사사기의 신학 — 이 책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다. 편집자의 손길이 뚜렷하다. 죄 → 압제 → 부르짖음 → 사사 → 구원 → 평화 → 또 다시 죄. 이 반복 구조는 해법이 사람(사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책이 끝날수록 사사들은 더 결점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은 더 깊이 가나안화된다. 그리고 마지막 두 이야기(17-21장)에는 사사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구원자 없이 망가진 공동체의 자화상이다.

세 종교의 독해 — 유대교 전통(탈무드 바바 바트라 14b-15a)은 사사기를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본다. 기독교는 사사기를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의 한 국면으로 읽는다 — 인간 왕의 필요를 인식하고, 궁극적 왕을 예비하는 과정. 이슬람에는 사사기에 해당하는 별도 서사가 없으나, 삼손과 유사한 힘을 가진 인물 모티프는 코란 주석서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된다.

현대 지리 — 실로는 현재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실론(Khirbet Seilun)으로 추정된다. 1981~1984년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스라엘 핀켈스타인(Israel Finkelstein)의 발굴에서 청동기 후기 및 철기 초기 거주층이 확인됐다. 언약궤가 있었던 성소 터로 추정되는 곳도 이 유적지에 포함된다. 야베스 길르앗은 요르단 강 동편, 현대 요르단 야베시(Wadi Yabis) 부근으로 비정된다.

다음 책 — 룻기.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온다. 전쟁과 살육과 혼란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다른 방향의 이야기 하나가 있었다.


[image: 룻기 표지]








룻기

베들레헴의 추수 들판 — 한 이방 여인의 헌신.




룻기 조망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 4장의 짧은 가족 이야기다. 모압 출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친족 보아스와의 결혼으로 이어진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 사사기의 어둠 한가운데 놓인 빛, 이방 여인이 메시아 계보로 들어오는 통로.


전체 · 룻기 (1~4장)

헌신·이삭 줍기·기업 무를 자·다윗의 할머니




룻기 1장 —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


흉년과 이주

1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룻기의 첫 문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 이야기가 놓인 시대를 단번에 알려 준다. 사사기의 끝과 사무엘서의 시작 사이,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 그 어둠 속에 이 작은 이야기가 놓여 있다.

베들레헴(Bethlehem · ㉸ 베들레헴 — 유다 지파 지역, 현대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살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Moab)으로 이사했다.

모압은 사해 동쪽 고원 지대다. 이스라엘에서 직선으로 강을 건너면 닿는 이웃 땅이었지만, 관계는 복잡했다. 신명기 23장 3절은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 박는다. 그 땅으로 유다 가족이 이주하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출발이었다.

2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Elimelek)이었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Naomi)였다. 두 아들은 말론(Mahlon)과 기룐(Kilion)이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브라다 사람들이었다. 모압 땅에 들어가 거기서 살았다.

이름이 이미 이야기를 앞당긴다. 엘리멜렉(אֱלִימֶלֶךְ)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다. 나오미(נָעֳמִי)는 “즐거운, 기쁜”이라는 뜻이다. 말론(מַחְלוֹן)은 “병약한”, 기룐(כִּלְיוֹן)은 “소모, 끝남”으로 풀이된다. 이름들이 결말을 예고하는 셈이다.





세 번의 죽음

3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4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나는 오르바(Orpah · ㉸ 오르파), 다른 하나는 룻(Ruth)이었다. 거기서 대략 십 년을 살았다.

5 말론과 기룐도 둘 다 죽었다.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을 잃은 채 혼자 남았다.

“말론과 기룐도 둘 다 죽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열 해를 덮는다. 성경의 서술은 서두르지 않다가 핵심에서는 망설이지 않는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

6 나오미가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가려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7 살던 곳을 떠났다.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희는 각각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를 대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빈다.”

9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각각 새 남편을 만나 안식을 얻게 해 주시길 빈다.”

그녀가 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10 두 며느리가 말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의 설득과 두 갈래 길

11 나오미가 말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뱃속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있느냐?

12 돌아가거라, 내 딸들아. 나는 이미 너무 늙어 재혼할 수 없다. 설령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만나 아들을 낳는다 해도,

13 그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를 위해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나는 너희 때문에 매우 슬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의 논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연혼(레비르 결혼, 신명기 25장 5-10절)’ 제도에 기대고 있다.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가 과부를 아내로 맞아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 나오미는 이 제도를 스스로 적용해 ’내게는 이을 아들이 없다’고 말한다. 절망의 수사이지만, 나중에 보아스가 이 제도를 실제로 실행한다.

14 그들이 다시 소리를 높여 울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돌아갔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붙어 있었다.

15 나오미가 말했다.

“네 동서는 그 민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

16 룻이 말했다.

“저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히겠습니다. 죽음으로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는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고 더하시기를 빕니다.”

이 선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충성 서약 가운데 하나다.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강요받은 것이 아니었다. 나오미는 세 번이나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룻은 스스로 선택했다.

18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는 말리지 않았다.





베들레헴에 들어서다

19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온 성이 그들로 인해 들썩였다. 여자들이 말했다. “이 분이 나오미 아닌가요?”

20 나오미가 말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마라(Mara — 쓴, 쓴맛)’라고 부르십시오. 전능하신 이가 나를 몹시 쓰게 만드셨으니까요.

21 내가 가득 채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빈 몸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대적하셨고, 전능하신 이가 나를 치셨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바꿔달라 한다. 나오미(기쁨)에서 마라(쓴맛)로. 자기 삶의 무게를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름 바꾸기는 성경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그러나 나오미의 이름 변경은 달랐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상실이 강요한 변화였다.

22 나오미가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른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라는 한 줄이 다음 장 전체를 예비한다. 룻기의 시간은 추수철이다. 빈 몸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들판이 열리려 한다.



다음 장 — 룻이 밭에 나가 이삭을 줍는다. 그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다.




룻기 2장 — 이방 여인을 알아본 친절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쪽 친족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보아스(Boaz · ㉸ 보아즈)였다.

보아스(בֹּעַז)라는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 혹은 “활력”으로 풀이된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름은 성격의 예고편인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이 이야기의 열쇠다.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밭에 가서 누가 좋게 봐주시면 그 사람 뒤를 따라 이삭을 줍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했다. “가거라, 내 딸아.”

3 룻이 밭에 가서 추수하는 일꾼들 뒤에서 이삭을 주웠다. 그녀가 우연히 들어간 밭이 엘리멜렉 가문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곳이었다.

이삭 줍기(레아누트)는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 레위기 19장 9절과 신명기 24장 19절이 규정한 제도였다. 추수할 때 밭의 귀퉁이와 떨어진 이삭은 남겨두어야 했다. 룻은 이 법의 보호 대상이었다. 율법이 글자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장면이다.





보아스와의 첫 만남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일꾼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일꾼들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5 보아스가 추수를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 사람이냐?”

6 감독하는 종이 대답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온 모압 젊은 여인입니다.

7 그녀가 말하기를, 일꾼들 뒤에서 이삭을 줍고 단 사이에서 모아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으면서 잠깐 집에 쉰 것밖에는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다

8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들어라.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 여종들 곁에 붙어 있어라.

9 일꾼들이 추수하는 밭을 눈여겨보고 그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목이 마르면 그릇에 가서 일꾼들이 길어 놓은 것을 마셔라.”

10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말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좋게 대하십니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룻의 질문은 정확했다. 당시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인 지주의 친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룻은 자기가 받은 것이 이례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다.

11 보아스가 대답했다.

“네 남편이 죽은 뒤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리고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민족에게로 온 것이 내게 다 전해졌다.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것에 대하여 갚아 주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네게 온전한 상급을 주시기를.”

13 룻이 말했다.

“내 주여, 당신 앞에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는 당신의 여종 가운데 하나에도 못 미치지만 당신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식탁

14 밥 먹을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다.

“이리 와서 빵을 먹어라. 네 조각을 식초에 찍어라.”

룻이 추수꾼들 곁에 앉았다.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그녀에게 주었다. 룻이 먹고 배불렀다. 남은 것도 있었다.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렀다.

“그녀가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도 부끄럽게 하지 마라.

16 오히려 묶어 놓은 단에서 이삭을 좀 뽑아 그녀가 줍도록 내버려 두어라. 꾸짖지 마라.”





저녁의 수확

17 룻이 저녁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웠다. 주운 것을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는 약 22리터, 무게로는 10킬로그램 정도다. 여성 한 명이 하루에 주운 이삭치고는 많은 양이었다. 보아스의 배려가 이 숫자 안에 들어 있다.

18 룻이 그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 시어머니에게 보여 주었다. 먹다 남긴 것도 꺼내어 주었다.

19 시어머니가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봐 준 사람이 복을 받기를.”

룻이 어머니에게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알렸다.

“오늘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20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복 주시기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인자하심을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오미가 또 말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우리 기업 무를 자(고엘 · גֹּאֵל)들 중에 하나다.”

고엘(גֹּאֵל)은 “기업 무를 자”, 곧 구속자다. 친족이 죽거나 빈곤으로 땅을 팔아야 할 때,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그 땅을 사거나 과부를 아내로 맞아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였다. 이 단어 하나가 이야기의 방향을 정한다. 나중에 기독교 신학은 이 고엘 제도를 그리스도의 구속(redemption) 모형으로 읽는다 — 인류의 것을 되사기 위해 자기 것을 치른다는 구조.

21 모압 여인 룻이 말했다.

“그분이 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일꾼들 곁에 있으라 하셨습니다.”

22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다.

“내 딸아, 그의 여종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좋겠구나. 다른 밭에서 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

23 룻이 보아스의 여종들 곁에 붙어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웠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다음 장 — 추수가 끝났다. 나오미가 룻에게 비밀 임무를 맡긴다. 타작마당, 밤, 그리고 한 남자의 발 곁.




룻기 3장 — 한밤의 타작마당


나오미의 계획

1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처를 구해야겠다. 네가 잘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2 우리 친족 보아스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그의 여종들과 함께 있었던 그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3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가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에게 알리지 마라.

4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곳을 보아 두었다가 가서 그 발 근처 이불을 들추고 거기 누워라. 그가 네가 할 일을 말해줄 것이다.”

5 룻이 말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지시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구혼 혹은 기업 무를 청원 관습의 맥락 안에 있었다. 누군가의 옷자락을 덮어 달라는 요청은 결혼 혹은 보호를 청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현대 독자의 눈에는 대담해 보이지만, 이 행위의 무게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사회적인 것이었다.





타작마당의 밤

6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다 했다.

7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기뻐서 와서 낟가리 끝에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거기 누웠다.

8 밤중에 그 사람이 몸을 뒤쳤다가 돌아보니, 자기 발치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9 그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룻이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종 위에 덮어 주십시오. 당신이 기업 무를 자이십니다.”

“옷자락을 덮어 달라.” 히브리어 원문의 ’카나프(כָּנָף)’는 날개와 옷자락을 동시에 뜻한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다”(2장 12절)고 했던 바로 그 단어다. 룻이 그 말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 당신이 내게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보아스의 대답

10 보아스가 말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네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큰 인자함을 베풀었구나. 젊은 사람들, 가난하든 부하든 그 뒤를 따르지 않았다.

11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해주겠다.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너는 덕스러운 여인이다.

12 사실 내가 기업 무를 자가 맞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있다.

13 오늘 밤 여기서 자거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하려 하면 좋다. 그가 해라. 그가 하지 않겠다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네게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하겠다.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보아스는 먼저 절차를 밟겠다고 한다. 자기보다 혈통적으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제도는 감정이 아니라 법이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법을 존중했다.





아침 이전에

14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아직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보아스가 말했다. “여자가 타작마당에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된다.”

15 그가 또 말했다. “네 겉옷을 가져다가 잡고 펴라.”

룻이 펴자 보아스가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담아 주었다. 룻이 그것을 지고 성으로 들어갔다.

16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나오미가 물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렸다.

17 “그분이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시면서 ’빈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8 나오미가 말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 때까지 기다려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끝내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았다. 한번 말한 사람이 행동할 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것을. 기다림은 이미 결과를 믿는다는 뜻이었다.



다음 장 — 보아스가 성문으로 간다.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 제도의 절차를 밟는다. 신을 벗기는 의식과 증인들. 그리고 오벳의 탄생.




룻기 4장 — 성문 앞 거래, 그리고 계보


성문에서

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 앉았다.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갔다.

보아스가 말했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 앉게, 아무개.”

그가 와서 앉았다.

“아무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펠로니 알모니(פְּלֹנִי אַלְמֹנִי)’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표현이다.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피한 그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진 셈이다. 반면 보아스의 이름은 남는다.

2 보아스가 성읍 장로 열 명을 불러 말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들이 앉았다.

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말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 한다.

4 내가 네게 알려 이 자리에서 사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앉은 사람들과 우리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네가 살 생각이면 사거라.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하려거든 해라. 거절하려거든 내게 말해라. 네 다음에는 나 외에 기업 무를 자가 없다.”

그가 말했다. “내가 사겠다.”





조건이 달라지다

5 보아스가 말했다.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에 잇게 하기 위하여 그녀를 아내로 사야 한다.”

6 그 기업 무를 자가 말했다.

“나는 내 기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 두려워 나를 위하여 기업 무를 책임을 할 수 없다. 내 기업 무를 권리를 네게 넘기겠다. 나는 할 수 없다.”

그 사람의 계산이 달라진 것이다. 땅만 사면 이익이다. 그러나 룻을 아내로 맞으면 그 사이에서 난 첫아들이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야 한다. 자신의 재산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 않고 죽은 형제의 계보로 간다. 이 거래는 경제적으로 손해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물러났고, 보아스는 앞으로 나섰다.





신을 벗기다

7 옛날 이스라엘에는 기업 무를 일과 교환하는 일에 관하여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증거 방식이었다.

신을 벗기는 의식은 고대 근동 사회의 거래 관습이었다. 신명기 25장 9-10절에는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과부가 직접 신을 벗기고 뱉는 방식으로 수치를 주는 절차가 있다. 룻기 4장의 신을 벗기는 방식은 다르다 — 이것은 수치가 아니라 합의의 확인이다. 학자들은 이 두 절차가 같은 관습의 다른 적용이라고 본다.

8 그 기업 무를 자가 보아스에게 말했다. “네가 사라.” 그리고 그 신을 벗었다.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룐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샀습니다.

10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아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와 그의 동네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11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Rachel)과 레아(Leah)처럼 되게 하시기를. 당신은 에브라다(Ephrathah)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시기를.

12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자손을 주사 당신의 집이 다말(Tamar · ㉸ 다마르)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Perez · ㉸ 페레츠)의 집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다. 창세기 38장의 그 복잡하고 논쟁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며 바로 그 계보를 입에 올린다. 성경의 계보는 정갈하지 않다. 그 안에 다말이 있고, 룻이 있고, 라합이 있다.





오벳의 탄생

13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룻이 그에게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룻이 아들을 낳았다.

14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기업 무를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15 “이 아이가 당신의 생명을 회복시키며 당신의 노년을 봉양할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아들 일곱보다 나은 며느리가 낳은 아이입니다.”

16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

17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 주며 말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Obed)이라 했다. 그가 다윗(David)의 아버지 이새(Jesse · ㉸ 이사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오벳(עוֹבֵד)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다.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짓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아이는 나오미의 아이이기도 하다. 공동체가 이름을 준 아이다.

나오미의 이름을 기억하는가. 1장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마라(쓴맛)’라 불러달라고 했다. 빈 몸으로 돌아온 여자. 그런데 이제 이웃들이 말한다 —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쓴맛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름이 되찾아졌다.





계보: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8 이것이 베레스(Perez)의 계보다.

19 베레스는 헤스론(Hezron)을 낳고, 헤스론은 람(Ram)을 낳고,

20 람은 암미나답(Amminadab)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Nahshon)을 낳고, 나손은 살몬(Salmon)을 낳고,

21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22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열 개의 이름.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짧은 계보가 룻기 전체의 무게를 짊어진다. 모압 여인 룻은 이 계보의 고리 안에 들어 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었다.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쓴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호수아의 라합, 룻기의 룻, 창세기의 다말 — 이방 여성들, 복잡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예수의 족보 안에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마태는 이것을 숨기지 않고 기록했다. 메시아의 계보는 정갈한 혈통이 아니었다.

룻기의 정경 위치도 흥미롭다. 히브리 성경(타나크)에서 룻기는 케투빔(כְּתוּבִים — 성문서)에 들어가며,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칠칠절(샤부옷)에 회당에서 낭독된다. 밀과 보리 추수 절기에 밀밭과 보리밭을 배경으로 한 이 이야기를 읽는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사사기 다음, 사무엘상 앞에 배치된다 — 시간 순서를 따른 것이다.

작성 시기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갈린다. 다윗의 이름이 나오니 다윗 시대 이후의 기록이다. 일부는 사울·다윗 시대 직후, 일부는 바벨론 포로기 전후로 본다. 포로기 이후라면 “외국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더 날카로운 맥락을 얻는다 — 에스라·느헤미야가 외국인 아내를 내보내던 바로 그 시대에.



룻기는 여기서 끝난다. 열여섯 절의 계보가 닫히며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빈 몸으로 돌아온 노파 하나, 따라온 이방 여인 하나, 친절한 지주 하나 — 그 세 사람이 역사의 중심으로 이어졌다.


[image: 사무엘상 표지]








사무엘상

마지막 사사, 첫 왕 —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열린다.




사무엘상 조망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된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자라고,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첫 왕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이 무너지고,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도망 다니며 단련된다. 사울의 길보아 산 자결로 끝나는, 두 왕의 교차 서사.


1부 · 사무엘 (1~7장)

한나의 기도, 어린 사무엘, 언약궤



2부 · 사울 (8~15장)

왕 요청, 즉위, 첫 패배



3부 · 다윗의 도망 (16~31장)

골리앗, 사울의 시기, 광야 생활




사무엘상 1장 — 입술만 움직인 기도


실로로 가는 길

1 에브라임(Ephraim) 산지 라마다임소빔(Ramathaim-Zophim)에 엘가나(Elkanah)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후의 아들이고, 엘리후는 도후의 아들이고, 도후는 숩의 아들이었다. 에브라임 사람이었다.

2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 있었다. 하나는 한나(Hannah), 다른 하나는 브닌나(Peninnah)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두 아내를 두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본문은 그 결과를 바로 보여준다 — 한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고, 다른 아내에게는 없다. 이 비대칭이 이 장 전체의 동력이다.

3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올라가 실로(Shiloh)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그 곳에 엘리의 두 아들 홉니(Hophni)와 비느하스(Phinehas · ㉸ 피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성막 중심지다. 현대 이스라엘 서안 지구의 키르벳 셀룬(Khirbet Seilun)이 그 자리로 여겨진다. 핀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이 이끄는 발굴팀이 1981~1984년 이 지역을 발굴했다. BC 11세기 후반 대규모 화재 흔적이 발견되었다 — 사무엘상 4~5장에 기록된 블레셋 전쟁 이후 실로가 파괴된 사건과 시간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 그는 아내 브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제물의 몫을 주었다.

5 한나에게는 두 배의 몫을 주었다. 여호와가 그녀의 태를 닫으셨는데도, 그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6 한나의 적수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동시켰다. 여호와가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는 이유로.

7 해마다 그랬다. 성막에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다. 한나가 울며 먹지 않았다.

8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한나야, 왜 울어? 왜 먹지 않아? 왜 그렇게 마음이 슬퍼?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아?”





입술만 움직이다

9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났다. 여호와의 성전 문 기둥 곁에 엘리(Eli)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11 그녀가 서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서원은 나실인(Nazirite) 서약을 가리킨다. 민수기 6장에 규정된 하나님께 특별히 드린 사람의 표시다. 삼손도 나실인이었다. 한나의 서원은 아이를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 얻으면 곧바로 드리겠다고 한다. 받기도 전에 내어놓는 기도다.

12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녀의 입술을 살펴보았다.

13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했기 때문에 입술이 움직일 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14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으려는 거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15 한나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호와 앞에 제 마음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16 당신의 여종을 못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깊은 슬픔과 격분 때문에 지금껏 기도한 것입니다.”

17 엘리가 대답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18 한나가 말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가서 먹었다. 그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었다.





한나가 임신하다

19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고, 돌아와 라마(Ramah)에 있는 집으로 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했다. 여호와가 그녀를 기억하셨다.

20 때가 이르러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이름을 사무엘(Samuel)이라 했다.

“여호와께 구했다(שָׁאַל, sha’al).”

사무엘(שְׁמוּאֵל)의 이름 어원은 복잡하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했다”는 뜻으로 설명하지만,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엘이 들으셨다’ 혹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뜻에 가깝다. 어원학적 설명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 보이는 이 패턴은 구약에서 자주 나온다 — 이름의 뜻보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의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나는 이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구했다”는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서원을 이행하다

21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이행하러 올라갔다.

22 그러나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가 젖을 떼면 그때 데려가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타나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23 남편 엘가나가 말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젖을 뗄 때까지 있어요. 여호와가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빌기만 해요.”

그 여자가 머물러 아이에게 젖을 먹였다. 젖을 떼기까지.

24 젖을 뗀 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 집에 이르렀다. 아이는 어렸다.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갔다.

26 한나가 말했다.

“내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27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가 내가 구한 것을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28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 드린 자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한나가 아이를 받자마자 돌려드린다. 서원이 단순한 흥정이 아니었음을 이행으로 증명한다. 이 행동이 다음 장의 노래로 터진다.




사무엘상 2장 —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


한나의 노래

1 한나가 기도하며 말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해 높아졌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다. 당신의 구원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다.

2 여호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다. 당신 밖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3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 거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앞에서 행동들이 달아진다.

4 강한 자들의 활이 꺾이고 비틀거리는 자들은 힘을 띠었다.

5 배부르던 자들이 빵을 위해 품꾼이 되고, 굶주리던 자들은 영원히 배부르다.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일곱을 낳고, 아들이 많던 자는 쇠잔해졌다.

6 여호와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 음부로 내리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7 여호와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8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재 더미에서 들어올리신다. 귀인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땅의 기초가 여호와의 것이다. 그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

9 그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키신다.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히 있게 된다. 힘으로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10 여호와와 다투는 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다. 하늘에서 그들을 향해 우뢰를 발하신다. 여호와가 땅 끝까지 심판하신다.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한나의 노래는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약 1000년 뒤 마리아가 부른 ’마그니피카트(Magnificat, 누가복음 1장 46-55절)’의 원형이다. 두 노래의 구조가 거의 같다 — 낮은 자가 높아지고, 배부른 자가 굶주리며, 강한 자가 꺾인다. 마리아는 한나의 노래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회적 역전(social reversal) 신학의 가장 오래된 형태다.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잉태 못한 자 편에 서시는 하나님의 성격이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 노래된다.





엘리의 두 아들

11 엘가나가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12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sons of Belial)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불량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벨리알(בְּלִיַּעַל, beli-ya’al)의 아들들’이다. 문자적으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제사장의 아들이 이 말로 소개된다 — 충격적인 대비다.

13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이 이랬다. 누가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의 사환이 고기를 삶는 중에 세 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14 냄비나 솥이나 가마나 냄비에 찔러 갈고리에 올라오는 것을 제사장이 다 가져갔다. 실로에 오는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했다.

15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 드리는 자에게 와서 말하곤 했다.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주십시오.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받지 않습니다. 날것을 원합니다.”

16 그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뒤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하면,

“아니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안 주면 강제로 가져가겠습니다”고 했다.

17 이 청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사무엘

18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다. 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19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 드리러 올 때 아이에게 가져왔다.

20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며 말했다.

“이 여인이 여호와께 구하여 드린 아이 대신에 여호와가 이 여인에게 자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21 여호와가 한나를 돌보셨다.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엘리의 경고

22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하는 짓을, 또 회막 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것을 들었다.

23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온 백성에게서 너희의 악행 소식을 듣는다.

24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이 퍼뜨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25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실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여호와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중재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가 그들을 죽이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26 소년 사무엘은 성장하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은총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네 조상 집안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느냐?

28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뽑아 제사장이 되게 하고 내 제단에 올라가 분향하고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화제를 네 조상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29 어찌하여 너희가 내가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발로 짓밟으면서 내 처소에서 드려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느냐?

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 집이 영원히 내 앞에 행하리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높이는 자를 내가 높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낮출 것이다.

31 보라, 날이 오고 있다. 내가 네 팔과 네 조상 집의 팔을 끊겠다. 네 집안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다.

32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시는 동안,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네 집안에 영원히 노인이 없을 것이다.

33 내가 네 집안에서 내 제단에서 끊지 않을 한 사람을 남겨두어 네 눈을 어둡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네 집안의 모든 자손은 한창 때에 죽을 것이다.

34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에게 일어날 일이 네게 표적이 될 것이다 — 그들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35 내가 신실한 제사장 하나를 세우겠다.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할 것이다.

36 그러면 네 집에 남은 자들이 모두 그에게 와서 돈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해 절하며 ’제발 제사장 일 중 어느 하나라도 맡겨 주십시오.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다.”

이 예언의 “신실한 제사장”은 즉각적으로는 사무엘을, 장기적으로는 사독 제사장 계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엘리 집안에 내려진 심판은 사무엘상 4장에서 첫 번째로 실현되고, 솔로몬 시대(열왕기상 2장)에 완성된다.




사무엘상 3장 — “사무엘아, 사무엘아”


드문 시절

1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드물었다. 환상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이 드물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이것이 분위기다. 엘리 집안의 부패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통 자체가 끊겨 있었다. 그 침묵의 밤 안에서 다음 장면이 일어난다.

2 어느 날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볼 수 없었다.

3 하나님의 등잔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4 여호와가 사무엘을 부르셨다.

“사무엘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5 그가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누워라.”

그가 돌아가 누웠다.

6 여호와가 다시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누워라.”

7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8 여호와가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말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여호와가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9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했다.

“돌아가 누워라.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이렇게 말해라 —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아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두려운 메시지

10 여호와가 와서 서서 전처럼 부르셨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말했다.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11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한 일을 행하려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은 두 귀가 울릴 것이다.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이행하겠다.

13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저주하게 하는 죄 때문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알렸다. 그런데 그는 그들을 막지 않았다.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안을 두고 맹세했다 — 엘리 집안의 죄는 제사와 예물로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다. 사무엘은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사무엘아, 내 아들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17 엘리가 말했다.

“그분이 네게 뭐라고 하셨느냐? 나에게 숨기지 마라. 하나님이 네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18 사무엘이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다.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엘리의 이 반응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체념인가, 신뢰인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본문의 방식이다. 그는 아들들을 막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심판을 듣고 “여호와가 선하신 대로 하시리라”고 말한다. 이 한 문장 속에 늙은 제사장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알려지다

19 사무엘이 자랐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셨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20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다.

21 여호와가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 여호와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의 북쪽 끝(단)부터 남쪽 끝(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다. 즉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다. 말씀이 드물던 시절, 드디어 말씀을 받는 자가 세워졌다.




사무엘상 4장 — 이가봇 — 영광이 떠났다


전장으로 나간 언약궤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다.

이스라엘이 블레셋(Philistines · ㉸ 필리스티아)을 치러 나가서 에벤에셀(Ebenezer) 옆에 진을 쳤다. 블레셋은 아벡(Aphek)에 진을 쳤다.

2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열을 갖추었다.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졌다. 들판에서 약 사천 명이 쓰러졌다.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다.

“여호와가 어찌하여 오늘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배하게 하셨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4 그래서 백성이 실로로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서 그룹 위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거기 있었다.

“그룹(Cherubim) 위에 좌정하신” — 궤의 양쪽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천사) 형상이 있었다. 여호와가 그 사이에 임재하신다는 개념이다. 언약궤는 그냥 상자가 아니었다 —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거기 있다고 여겨졌다. 그것을 전투에 끌고 나가는 행위는 하나님을 전쟁 도구로 쓰려는 시도였다.

5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온 이스라엘이 크게 외쳤다. 땅이 울릴 정도였다.

6 블레셋이 그 외침 소리를 듣고 물었다.

“히브리 진영에서 저 크게 외치는 소리는 무엇이냐?”

그들이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알았다.

7 블레셋이 두려워했다. 그들이 말했다.

“신들이 진영에 들어왔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겠는가? 이 신들이 바로 광야에서 이집트에 온갖 재앙을 내린 신들이다.

9 블레셋 사람들아, 강해져라!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대장부가 되어 싸워라!”





엘리가 쓰러지다

10 블레셋이 싸워 이스라엘이 졌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몹시 큰 패배였다. 이스라엘에서 삼만 명의 보병이 쓰러졌다.

11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

12 베냐민 사람이 그날 전장에서 실로까지 달려갔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 흙이 묻었다.

13 그가 이르니 엘리가 하나님의 궤가 걱정되어 길 옆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말할 때 온 성읍이 외쳤다.

14 엘리가 그 외침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란이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서둘러 엘리에게 와서 전했다.

15 엘리는 아흔여덟 살이었다. 눈이 굳어 볼 수 없었다.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전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전장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17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백성 중에 큰 패배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18 하나님의 궤를 말하자 엘리가 성문 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었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십 년 동안 있었다.





이가봇

19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말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몸을 굽혀 해산했다. 진통이 급격히 왔기 때문이다.

20 그녀가 죽어갈 때 옆에 선 여인들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았고 마음을 두지도 않았다.

21 그녀가 아이 이름을 이가봇(Ichabod — ‘영광이 없다’ 혹은 ‘영광이 떠났다’)이라 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22 그녀가 말했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이가봇(אִי-כָבוֹד, i-kavod)”은 히브리어로 “영광이 없다” 혹은 “어디 있는가, 영광이여”라는 뜻이다. 한 여인이 죽으면서 붙인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가 된다. 이 단어는 나중에 예언서에서도 반복된다 —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볼 때(에스겔 10-11장). 블레셋 전쟁에서 시작된 “영광의 부재”가 수백 년 뒤 바벨론 포로로 완성되는 흐름의 첫 단어가 이가봇이다.

이 장은 세 죽음으로 끝난다 — 홉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그리고 아이 하나가 태어났다. 이름은 이가봇. 영광이 없다.




사무엘상 5장 — 다곤이 쓰러지다


아스돗의 신전

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Ashdod)으로 가져갔다.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Dagon) 신전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곁에 세워두었다.

다곤(דָּגוֹן, Dagon)은 블레셋과 가나안 지역 전반에서 숭배된 신이다. 전통적으로 농업의 신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학자는 물고기 신이라는 해석도 제시한다. 아스돗은 오늘날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의 도시다. 블레셋의 다섯 주요 도시(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중 하나였다. 빼앗은 신의 형상을 자국 신전에 세우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흔한 관행이었다 — 신상 포로(divine kidnapping)라고 불린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블레셋은 전쟁의 승리를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3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었다.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4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있었다.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이 잘려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 몸통만 남아 있었다.

5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곤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다곤 신상이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은 단순한 기적 서술이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상이 엎드리는 것은 한 신이 다른 신 앞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했다. 머리와 손이 잘린 것은 더 결정적이다 — 포로가 된 신이 힘을 잃고 노예 상태가 된 것이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포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곤이 여호와의 포로가 된 셈이다. 신들 간의 대결 모티프가 뒤집힌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6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무겁게 놓였다. 그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종기로 치셨다.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7 아스돗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에게 엄하게 내리쳤다.”

8 그들이 블레셋의 다섯 주요 성주들을 모두 불러 모아 물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Gath)로 옮겨라.”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9 옮긴 뒤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읍에도 내려 몹시 큰 혼란이 있었다. 여호와가 그 성읍 사람들을 크고 작은 자를 가리지 않고 치셨다. 그들에게 종기가 생겼다.

10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Ekron)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는 것이냐?”

11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주요 성주들을 다 모았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그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십시오.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않도록.”

성읍 전체에 죽음의 혼란이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 몹시 무겁게 놓였기 때문이다.

12 죽지 않은 사람들은 종기로 쳤다.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렀다.

궤가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지는 과정은 점점 빨라지는 공포의 연쇄다. 블레셋의 어느 도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 서술은 “이스라엘이 졌다”는 4장의 결론을 조용히 뒤집는다. 군사적 패배와 신학적 승리가 공존한다.




사무엘상 6장 — 두 암소가 끄는 수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1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일곱 달 있었다.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물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본래 자리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3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치유를 받을 것이고, 왜 그분의 손이 떠나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4 그들이 물었다. “어떤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주요 성주의 수대로 금 종기 다섯 개와 금 쥐 다섯 마리입니다. 같은 재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성주들에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5 여러분의 종기 형상과 땅을 황폐하게 하는 쥐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혹 그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들과 여러분의 땅에서 손을 거두실 것입니다.

6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이집트를 치신 뒤에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7 이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젖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송아지들은 뒤로 돌려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8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수레 위에 놓으십시오. 속건제로 드릴 금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보내어 가게 하십시오.

9 지켜보십시오. 궤가 자기 땅 벧세메스(Beth-shemesh) 방향으로 올라가면, 이 큰 재앙은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손이 아닌 우연이 우리를 친 것입니다.”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젖 먹이는 암소 — 이 조건이 중요하다. 훈련받지 않은 암소는 방향을 정해두지 않는다. 그리고 새끼를 집에 남겨두면 암소의 본능은 새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본능을 거스르고 궤가 실린 수레가 벧세메스로 향한다면 — 그것은 자연의 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이끄는 것이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신학적으로 정교한 시험을 설계했다.





수레가 길을 간다

10 사람들이 그대로 했다. 젖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수레에 매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11 여호와의 궤와 금 쥐와 그들의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었다.

12 암소들이 벧세메스로 향하는 대로를 곧장 걸어갔다. 큰 길로 계속 가면서 울었다. 오른쪽도 왼쪽도 돌아보지 않았다. 블레셋 성주들이 벧세메스 경계까지 그 뒤를 따라갔다.

13 벧세메스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서 밀 추수를 하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 기뻐했다.

14 수레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Joshua)의 밭에 있는 큰 돌 곁에 멈추었다. 그들이 수레 나무를 쪼개고 암소들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15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그 옆에 있는 상자 — 금 물건이 든 상자 — 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올려놓았다. 그 날 벧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다.

16 블레셋의 다섯 성주들이 이를 보고 그날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금 종기와 금 쥐

17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보낸 금 종기는 이러했다 — 아스돗을 위해 하나, 가사를 위해 하나, 아스글론을 위해 하나, 가드를 위해 하나, 에그론을 위해 하나.

18 금 쥐는 블레셋 성주들에게 속한 성읍의 수대로였다. 성벽 있는 성읍부터 시골 마을까지. 그 큰 돌 —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은 돌 — 이 오늘까지 벧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증거로 남아 있다.





궤를 함부로 본 사람들

19 여호와가 벧세메스 사람들을 치셨다.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 오만 칠십 명을 치셨다. 백성이 여호와가 큰 타격을 주셨으므로 슬퍼했다.

20 벧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우리를 떠나 어디로 가시겠는가?”

21 그들이 기럇여아림(Kiriath-jearim) 주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 곳으로 가져가십시오.”

언약궤의 여정을 따라가면 하나의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 이스라엘이 궤를 병기로 삼아 전쟁에 끌고 갔다가 빼앗겼다. 블레셋이 그것을 전리품으로 삼았다가 재앙을 받았다. 궤는 결국 어느 쪽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빼앗겼을 때도, 블레셋이 가졌을 때도, 벧세메스에 돌아왔을 때도 — 궤는 스스로 통치했다.




사무엘상 7장 — 미스바의 돌 — 에벤에셀


기럇여아림에 머문 궤

1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다.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Abinadab)의 집으로 가져가 그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2 궤가 기럇여아림에 머문 날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십 년이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그리워하며 탄식했다.

이십 년의 침묵. 궤는 언덕 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갈증처럼 여호와를 찾았다. 이 “그리워하며 탄식했다”는 표현이 다음 장면의 배경이다 — 회개가 아니라 갈망이 먼저였다.





미스바의 회개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여러분 중에서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여 그분만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4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5 사무엘이 말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Mizpah · ㉸ 미츠파)로 모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날 금식했다. 거기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다.

물을 여호와 앞에 부은 것은 헌주(libation) 의식이거나, 자신을 땅에 쏟아지는 물처럼 낮추는 회개의 몸짓으로 해석된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행동의 의미를 독자가 느끼도록 그냥 보여줄 뿐이다.





블레셋이 올라오다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블레셋 성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을 두려워했다.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 울부짖기를 그치지 마십시오.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9 사무엘이 젖 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완전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가 들으셨다.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여호와가 그날 블레셋을 향해 큰 우뢰를 울리셨다. 그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다.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블레셋을 추격하여 벧갈(Beth-car) 아래까지 쳤다.





에벤에셀

12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 미스바와 센(Shen — 이빨) 사이에 세우고 이름을 에벤에셀(Ebenezer — ‘도움의 돌’) 이라 했다.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 앞선 4장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궤를 빼앗긴 장소 이름도 에벤에셀이었다. 같은 이름이 이제 다른 의미를 입는다. 패배의 장소가 아닌 회복의 기념비가 된다. 사무엘은 거기에 돌을 세운다 —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달했다는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셨다는 고백이다.

13 블레셋이 제압되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침입하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에게 대항하여 사무엘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있었다.

14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읍들 —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 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회복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Amorite)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의 사역

15 사무엘이 평생 이스라엘의 사사 역할을 했다.

16 해마다 벧엘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거기서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17 그리고 라마로 돌아왔다. 거기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상 8장 —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

1 사무엘이 늙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2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Joel),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Abijah)였다. 그들이 브엘세바(Beersheba)에서 사사로 있었다.

3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로 걷지 않았다. 이익을 탐하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타락했다. 역사가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 엘리의 아들들은 성적 타락과 제물 착취였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법 부패다. 어떤 방향으로 타락하든, 결과는 같다 —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왕을 요구하다

4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모여서 말했다.

5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걷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십시오.”

6 사무엘은 그 말이 못마땅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달라”는 말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했다.

7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네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를 — 자기들의 왕인 나를 — 거부한 것이다.

8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내게 한 모든 일과 같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네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9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라. 다만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법도를 그들에게 알려라.”

신명기 17장 14-20절은 이미 왕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 왕을 세울 수 있다. 단,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한 자여야 하고, 말을 많이 모으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금은을 쌓으면 안 된다. 왕 요청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나라처럼”이라는 동기가 문제다. 신명기 사관(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은 왕제(王制)에 대해 양가적이다 —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 긴장이 이 장에서 정면으로 드러난다.





왕이 하는 일

10 사무엘이 왕을 원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전했다.

11 “너희를 다스릴 왕의 법도가 이러하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담당하게 하고, 병거 앞에 달리게 할 것이다.

12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고, 자기 밭을 갈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다.

13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사,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14 너희의 가장 좋은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5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 너희의 최고의 종들과 여종들과 소들과 나귀들을 가져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17 너희 양 떼의 십일조를 가져갈 것이다. 너희 자신도 그의 종이 될 것이다.

18 그 날에 너희가 선택한 왕 때문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 여호와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이 왕이 하는 일을 나열하는 방식은 고대 근동 사회의 왕들이 실제로 한 일과 일치한다. 우가릿(Ugarit)과 알랄라크(Alalakh)에서 발굴된 기록들은 군주가 백성에게 강제 노역과 세금을 부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무엘의 경고는 추상적 예언이 아니라 당시의 현실 정치다.





백성의 대답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거부했다.

“아닙니다.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합니다.

20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처럼 되겠습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21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의 귀에 전했다.

22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가 결국 왕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허락이 승인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고 그 결과를 짊어지게 하신다. 이스라엘은 원하던 왕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이 경고한 모든 것도 함께 얻을 것이다.




사무엘상 9장 —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베냐민 사람 사울

1 베냐민 지파에 기스(Kish)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고, 베고랏의 증손이고, 아비아의 현손이었다. 베냐민 사람이었다. 용사였다.

2 기스에게 사울(Saul)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잘생기고 준수한 청년이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

“어깨 위로 더 컸다”는 표현은 단순한 키 설명이 아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상적인 왕의 외모는 크고 강한 체격이었다. 이집트 왕실 조각상도, 메소포타미아의 왕 기념물도 지도자를 압도적으로 크게 묘사했다. 사울의 외모는 사람들이 원하던 왕의 형상에 딱 맞는다. 그것이 축복인지 함정인지는 나중에 드러난다.





나귀를 찾아 나서다

3 기스의 나귀들이 길을 잃었다.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말했다.

“종 하나를 데리고 나귀들을 찾아보아라.”

4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 살리사(Shalisha) 땅을 지나갔다. 없었다. 사알림(Shaalim) 땅을 지나갔다. 없었다. 베냐민 땅을 지나갔다. 없었다.

5 숩(Zuph)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종에게 말했다.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 걱정을 그만두고 우리 걱정을 하실 것 같다.”

6 종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존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기 가 봅시다. 혹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실지 모릅니다.”

7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가도 그 사람에게 드릴 것이 없다. 빵도 없고 우리 자루에 선물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드리겠냐?”

8 종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제 손에 은 사분의 일 세겔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9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선견자에게 가자.” 지금의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했다.)

10 사울이 종에게 말했다.

“좋은 말이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성읍으로 올라가다

11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물 길으러 나오는 처녀들을 만나 물었다.

“선견자가 여기 있습니까?”

12 그들이 대답했다.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십니다. 서두르십시오. 오늘 백성이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성읍에 오셨습니다.

13 성읍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러 높은 곳에 올라가시기 전에 만나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신 후에야 청함받은 자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자,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만나실 겁니다.”

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갔다. 사무엘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그들을 향해 나오고 있었다.





여호와의 귀에 들린 일

15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여호와가 사무엘의 귀에 열어 말씀하셨다.

16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낼 것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다. 내가 네게 말한 사람.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18 사울이 성문 안에서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했다.

“선견자의 집을 가르쳐 주십시오.”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내가 선견자입니다. 나보다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당신을 떠나보내겠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미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에 있지 않습니까?”

21 사울이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 집안은 베냐민 지파 집안 중에 가장 작습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안” — 사울의 자기소개는 겸손처럼 들린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런 말은 부름받은 자들의 패턴이다. 기드온도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 모세도 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 이 겸손은 나중에 다른 문제로 변형된다 —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의 식탁에서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 청함받은 자들 중 상석에 앉혔다. 대략 삼십 명이 있었다.

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 말해 따로 놓아두라고 한 그 몫을 가져오너라.”

24 요리사가 다리와 그 위의 살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

“이것은 정해진 때를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백성을 청할 때 이것을 먹으라고 두었습니다.”

사울이 그날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25 그들이 높은 곳에서 성읍으로 내려왔다. 사무엘이 사울과 지붕 위에서 이야기했다.

26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 동이 틀 무렵 사무엘이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렀다.

“일어나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함께 밖으로 나갔다.

27 그들이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종을 먼저 보내십시오.”

종이 먼저 갔다.

“그리고 잠깐 서 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 기름과 추첨과 새 사람


기름 부음

1 사무엘이 기름 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말했다.

“여호와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기업을 다스릴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2 오늘 나를 떠나면 베냐민 경계 라헬의 무덤(Rachel’s tomb) 옆 셀사(Zelzah)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겁니다 — ‘당신이 찾아 떠난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귀 걱정은 그만하고 이제 당신 걱정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3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벧엘(Bethel)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하나는 새끼 염소 세 마리, 하나는 빵 세 덩이,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들이 안부를 묻고 빵 두 덩이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받으십시오.

5 그 다음 하나님의 언덕(Gibeah of God)에 이를 겁니다. 블레셋의 주둔군이 거기 있습니다. 성읍으로 들어갈 때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겁니다.

6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임하여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7 이 표적들이 당신에게 이루어지면,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8 나보다 먼저 길갈(Gilgal)로 내려가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겠습니다. 칠 일을 기다리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가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세 가지 표적을 미리 말한다. 하나씩 이루어질 것이다. 이 사전 고지는 사울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확인이다 —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런데 마지막 지시가 핵심이다. “길갈에서 나를 기다리라. 칠 일을.” 이 칠 일이 13장에서 사울의 결정적 실수로 이어진다.





새 사람

9 사울이 사무엘를 떠나 등을 돌리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날 이 모든 표적이 이루어졌다.

10 그들이 언덕에 이르니 선지자 무리가 그를 맞으러 나왔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했다.

11 전부터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보니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

12 그 곳에 사는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래서 속담이 되었다.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가?”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속담이 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예언한다는 놀라움의 표현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사울의 이야기가 끝날 즈음 이 속담은 다시 한번 등장한다(19장). 처음에는 기쁨, 나중에는 비극의 문맥 속에서.





미스바 추첨

17 사무엘이 백성을 여호와 앞 미스바로 불렀다.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집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한 모든 나라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19 그러나 너희는 오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 달라’고 했다. 이제 너희 지파와 천부장 단위로 여호와 앞에 서라.”

20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21 베냐민 지파를 그 집안 단위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 집안이 뽑혔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그들이 사울을 찾았지만 그는 없었다.

22 그들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왔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보라, 그가 짐 속에 숨어 있다.”

23 그들이 달려가 거기서 그를 데려왔다. 그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로 더 컸다.

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선택하신 이를 보십니까? 온 백성 중에 이 사람 같은 이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외쳤다.

“왕 만세!”

사울이 짐 속에 숨어 있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겸손? 두려움? 9장에서 그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했다. 이제 왕으로 뽑혔을 때 숨는다. 아직 그는 무게를 짊어질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일까 — 이 무게가 얼마나 클지를.





왕국의 법도

25 사무엘이 왕국의 법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

26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신 용사들도 그와 함께 갔다.

27 그러나 악한 자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는가?”

그를 멸시하고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잠자코 있었다.




사무엘상 11장 — 야베스 길르앗의 하루


암몬의 위협

1 암몬(Ammon) 사람 나하스(Nahash)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Jabesh-gilead)에 맞서 진을 쳤다.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2 나하스가 대답했다.

“이 조건으로 언약을 맺겠다.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겠다. 그것으로 온 이스라엘에 수치를 주겠다.”

3 야베스 장로들이 말했다.

“칠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온 땅에 전령을 보내겠습니다. 우리를 구해 줄 자가 없으면 당신에게 나오겠습니다.”

오른쪽 눈을 빼는 것은 단순한 신체 훼손이 아니다. 방패로 왼눈을 가리고 싸우는 고대 병사에게 오른눈은 전투에서 적을 보는 주요 눈이다. 즉 오른눈이 없으면 전사가 될 수 없다. 암몬의 조건은 야베스 사람들을 영원한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치라고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곧 전멸이나 다름없는 종속이다.

4 전령들이 기브아(Gibeah)에 있는 사울의 성읍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의 귀에 전했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5 사울이 마침 밭에서 소들을 몰고 오는 중이었다.

“백성이 왜 우는 것이냐?”

야베스에서 온 일을 그에게 알려 주었다.

6 이 말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사울이 몹시 분노했다.

7 한 쌍의 소를 잡아 토막 내어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두루 보내며 말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는 자는 그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들이 한 사람처럼 나왔다.





사울의 첫 승리

8 사울이 베섹(Bezek)에서 그들을 계수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었다.

9 그들이 온 전령들에게 말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 ‘내일 태양이 뜨겁게 달궈질 때쯤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들이 기뻐했다.

10 야베스 사람들이 말했다.

“내일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당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11 다음 날 사울이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 새벽 파수 때 암몬 진영 한복판으로 쳐들어갔다. 날이 뜨겁게 달궈질 때까지 암몬을 쳤다. 살아남은 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두 사람도 함께 남지 않았다.





왕권의 갱신

12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는가?’라고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13 사울이 말했다.

“이날 아무도 죽이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14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권을 새롭게 합시다.”

15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다. 거기서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삼았다.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다.

야베스 길르앗 구원은 사울의 첫 군사적 행동이다. 여기서 사울은 군중을 동원하는 카리스마, 전술적 판단력, 그리고 승리 후의 관용을 보여준다. “아무도 죽이지 마라”는 말은 왕다운 절제다. 그러나 이후 역사를 알고 나서 다시 이 장을 읽으면, 이것이 사울의 최고 순간이었음을 알게 된다. 처음이 가장 좋았다.




사무엘상 12장 — 사무엘의 고별


내 손을 증명하라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에 왕을 세웠습니다.

2 이제 왕이 여러분 앞에서 다닙니다.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습니다. 내 아들들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서 다녔습니다.

3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분이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습니까?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습니까? 누구를 착취하거나 억압했습니까?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아 눈을 감았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4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착취하지 않았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5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오늘 여러분에게 증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기름 부으신 왕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의 고별 연설은 공개적 자기 검증으로 시작한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 실제로 반박할 기회를 준 것이다. 백성이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지도자의 마지막 언어가 자기변호가 아닌 자기검증인 것 — 이 장의 첫 번째 무게다.





역사를 되짚다

6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입니다.

7 이제 여기 서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과 따지겠습니다.

8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뒤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여러분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9 그러나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하솔(Hazor) 군대 사령관 시스라(Sisera)의 손과 블레셋의 손과 모압(Moab)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싸웠습니다.

10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겨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11 여호와가 여룹바알(Jerubbaal — 기드온)과 베단(Bedan — 삼손 혹은 바락)과 입다(Jephthah)와 사무엘을 보내어 사방 원수들의 손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12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에게 맞서 오는 것을 보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미 여러분의 왕이신데 여러분은 내게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경고와 약속

13 이제 여러분이 구한 왕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 위에 왕을 세우셨습니다.

14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에 복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것입니다.

15 그러나 여호와의 목소리에 복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릴 것입니다.

16 이제 여기 서서 여호와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보십시오.

17 지금은 밀 수확 때가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겠습니다. 그분이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왕을 요구한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큰 악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18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가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셨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가 왕을 요구한 것으로 모든 죄에 악을 더했습니다.”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모든 악을 행했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21 여러분에게 유익도 없고 구원도 없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헛됩니다.

22 여호와는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23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하고 바른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다.

24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보십시오.

25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이 다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는 것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말은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는 가장 강한 약속이다. 그는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과 중보자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은 다른 일이다. 사무엘은 전자는 했지만 후자는 끝까지 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3장 —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리다


블레셋과의 갈등

1 사울이 왕이 된 지 일 년이 지났다. 이스라엘을 이 년 동안 다스렸다.

2 사울이 이스라엘 중에서 삼천 명을 선발했다. 이천 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Michmash)와 벧엘 산에, 천 명은 아들 요나단(Jonathan · ㉸ 요나탄)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Gibeah)에 두었다. 나머지 백성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3 요나단이 게바(Geba)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블레셋이 이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알렸다.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4 온 이스라엘이 들었다 —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냄새나는 존재가 되었다.” 백성이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로 불려나왔다.

5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모였다. 병거 삼만 대, 마병 육천 기, 그 외 보병은 바닷가 모래처럼 많았다. 올라와서 벧아웬(Beth-aven)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6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몰린 것을 보자 — 백성이 압박을 받고 있었다 — 굴 속과 덤불 속과 바위 사이와 굴과 구덩이에 숨었다.

7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 강을 건너 갓(Gad)과 길르앗(Gilead) 땅으로 도망갔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다.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사울의 기다림

8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대로 칠 일을 기다렸다.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았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

9 사울이 말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내게 가져오라.”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

“칠 일을 기다리라”는 사무엘의 명령이 10장 8절에 있었다. 사울은 기다렸다. 그러나 칠 일이 다 됐을 때 사무엘은 오지 않았다. 군대는 흩어지고 있었다. 블레셋은 밀려오고 있었다. 사울은 결단했다 —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이 선택이 결정적 전환점이다. 한 걸음 만 뒤늦었더라면 달랐을 것이다.

10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이하러 갔다.

11 사무엘이 말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울이 대답했다.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12 내가 생각했습니다 — ‘이제 블레셋이 길갈에 있는 나를 치러 내려올 것인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14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와가 그에게 명령하여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 이 말이 16장에서 다윗의 기름 부음으로 이어진다. 이 순간 사울은 자신이 대체될 것임을 들었다. 그러나 왜 이 정도의 실수로? 외적 상황이 다 불리했다. 사무엘은 늦었다. 군대는 흩어지고 있었다. 사울의 행동은 이해 가능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라는 말이 문제다 — 순종이 상황의 압박보다 클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사울은 이해하지 못했다.





블레셋의 압도적 우위

15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올라가 베냐민 기브아로 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남아 있는 백성을 계수했다. 약 육백 명이었다.

16 사울과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베냐민 게바(Geba)에 머물렀다. 블레셋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17 블레셋 진영에서 세 무리의 약탈대가 나왔다. 한 무리는 오브라(Ophrah) 길로, 한 무리는 벧호론 길로, 한 무리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경계 길로.

19 온 이스라엘 땅에 대장장이가 없었다. 블레셋이 생각했다 —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겠다.”

20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습이나 괭이나 도끼나 낫을 갈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가야 했다.

22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날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 칼과 창이 없었다. 사울과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23 블레셋의 수비대가 믹마스 어귀로 나왔다.

대장장이 독점은 블레셋의 정치·군사 전략이었다. 철기 기술을 통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무장을 막은 것이다. 이 기술 격차는 BC 10세기 후반까지 이스라엘에 불리하게 작동했다. 고고학 발굴에서 블레셋 지역(아스돗, 에그론 등)에서는 철기 제작 흔적이 이스라엘 지역보다 훨씬 이른 층에서 나온다.




사무엘상 14장 — 요나단의 단독 진격


두 사람이 간다

1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드는 소년에게 말했다.

“우리가 저쪽 블레셋 수비대 쪽으로 건너가자.”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2 사울은 기브아 외곽 미그론(Migron) 근처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약 육백 명이었다.

3 에봇을 입은 아히야(Ahijah)도 거기 있었다. 아히야는 엘리(Eli)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의 형제 아히둡(Ahitub)의 아들이었다. 백성은 요나단이 간 것을 알지 못했다.

4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 쪽으로 건너가려 한 좁은 길 양쪽에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Bozez), 다른 하나의 이름은 세네(Seneh)였다.

5 하나는 북쪽에서 믹마스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방향으로 솟아 있었다.





표적을 구하다

6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드는 소년에게 말했다.

“우리가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수비대를 향해 건너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모른다. 많고 적음으로 구원하시는 데 제한이 없으시다.”

7 무기 드는 소년이 말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8 요나단이 말했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겠다. 우리 모습을 드러낸다.

9 그들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 서서 그들이 올 때까지 올라가지 않겠다.

10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가겠다. 여호와가 그들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11 두 사람이 블레셋 수비대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블레셋이 말했다.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에서 나온다.”

12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 드는 소년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무기 드는 소년에게 말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주셨다.”

요나단이 설계한 표적은 간단하다 —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표적으로 여기겠다.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이 믿음이 이 장 전체를 이끈다. 두 사람, 맨몸에 가까운 무장. 수비대 전체를 향해 올라간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믿음이 더 컸다.





수비대가 무너지다

13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무기 드는 소년이 그 뒤를 따랐다. 블레셋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졌다. 무기 드는 소년이 그 뒤에서 죽였다.

14 요나단과 무기 드는 소년이 처음 치서 죽인 수가 대략 이십 명이었다. 반 이랑 정도 되는 밭에서.

15 진영에, 들에, 모든 백성에게, 수비대에, 약탈대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땅이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두려움이었다.

16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블레셋 무리가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17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말했다.

“계수해 보아라. 누가 우리를 떠났는지.”

계수했다. 요나단과 그 무기 드는 소년이 없었다.

18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19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란이 점점 커졌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다.

“그 손을 거두라.”

20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싸움터에 이르렀다. 블레셋이 제각각 칼로 서로 치고 있었다. 극도로 큰 혼란이었다.

21 전에 블레셋 쪽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 — 블레셋 진영에 함께 올라온 자들도 돌아섰다. 그들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22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이 도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쫓았다.

23 여호와가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싸움은 벧아웬(Beth-aven)까지 이어졌다.





사울의 맹세와 꿀

24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몹시 지쳤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켰기 때문이다.

“저녁 전에,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

25 온 백성이 숲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 꿀이 있었다.

26 백성이 숲으로 들어가니 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입에 대지 않았다. 백성이 그 맹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27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가 백성을 맹세시킨 것을 듣지 못했다. 손에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에 찍어 입에 넣었다. 그의 눈이 밝아졌다.

28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백성을 맹세시켰습니다 — ‘오늘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백성이 지쳐 있습니다.”

29 요나단이 말했다.

“내 아버지가 백성을 괴롭게 했다.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 나서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봐라.

30 오늘 백성이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블레셋의 학살이 얼마나 더 컸겠는가!”





제비로 가려지다

36 사울이 말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을 추격하여 날이 밝을 때까지 치자.”

그들이 말했다.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제사장이 말했다. “이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37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블레셋을 쫓아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손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38 사울이 말했다.

“백성의 우두머리들, 다 이리 오시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냅시다.

39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 해도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40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한쪽에 서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다.”

41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말했다.

“완전한 제비를 주십시오.”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다. 백성은 면했다.

42 사울이 말했다.

“나와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으라.”

요나단이 뽑혔다.

43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라.”

요나단이 말했다.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이제 죽어야 합니까?”

44 사울이 말했다.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심한 일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45 백성이 사울에게 말했다.

“오늘 이 큰 구원을 이스라엘 안에서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호와가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했다.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의 맹세는 전쟁의 열정이 만든 충동이었다. 그 맹세가 군대를 굶기고, 결국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한다 — 사울의 명령을 번복한 것이다. 이 장면은 사울의 권위가 어디서 균열되기 시작하는지를 보여준다. 백성이 왕의 명령보다 현실적 정의를 선택했다.





사울의 전쟁들

47 사울이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 —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 블레셋 — 과 싸웠다. 어디를 가든지 쳤다.

48 용맹을 떨쳐 아말렉을 쳤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냈다.

49 사울의 아들들 — 요나단, 이스위(Ishvi), 말기수아(Malchishua). 두 딸 — 맏딸은 메랍(Merab), 작은 딸은 미갈(Michal).

50 사울의 아내는 아히노암(Ahinoam) — 아히마아스의 딸. 군대 장관은 아브넬(Abner) —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

52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에 대한 큰 싸움이 있었다. 사울은 강하고 용감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끌어들였다.




사무엘상 15장 —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말렉 명령

1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나를 보내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말렉(Amalek)이 한 짓을 내가 갚겠다. 길에서 그들을 막은 것을.

3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라. 아끼지 마라.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까지 죽여라.’”

아말렉에 대한 명령은 출애굽기 17장 8-16절과 신명기 25장 17-19절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지치고 약한 뒤쪽 사람들을 아말렉이 습격했다. 이 헤렘(완전 진멸) 명령은 현대 독자에게 가장 윤리적으로 고통스러운 본문 중 하나다. 학자들은 이 명령의 신학적 의미를 두고 지금도 격하게 논쟁한다 —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아니면 당시 이스라엘의 해석인가?” 본문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사울이 이 명령에 어떻게 응했는지를 보여준다.

4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들라임(Telaim)에서 계수했다. 보병 이십만 명과 유다 사람 만 명이었다.

5 사울이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 골짜기에 매복했다.

6 사울이 겐(Kenite)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말렉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겐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피했다.

7 사울이 아말렉을 쳤다. 하윌라(Havilah)에서 이집트 앞 술(Shur)까지.

8 아말렉 왕 아각(Agag)을 사로잡았다. 모든 백성을 칼날로 진멸했다.

9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가장 좋은 양과 소와 두 번째로 좋은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아끼고 진멸하지 않았다. 가치 없는 것만 진멸했다.





여호와의 후회

10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다.

11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2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갔다. 사무엘에게 전했다.

“사울이 갈멜에 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방향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 이 구절이 모든 것을 압축한다. 사울은 승리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자기 이름을 새겼다. 다윗과의 대조가 여기서 시작된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자 사울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시오.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14 사무엘이 말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소 소리는?”

15 사울이 말했다.

“그것들은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아꼈습니다. 나머지는 진멸했습니다.”

16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만 두십시오. 어젯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17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이 자신의 눈에 작게 여겨질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18 여호와가 당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여라. 그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싸워라.’

19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전리품에 달려들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까?”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가 보내신 길로 갔고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왔으며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21 백성이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빼앗았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22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가 번제와 제사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기뻐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 반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으므로 그분이 당신을 왕으로 거부하셨습니다.”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25 이제 제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26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사울의 대답이 비극의 핵심이다 —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9장에서 사울이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그 겸손은, 사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작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작음. 이 두 종류의 작음은 외모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했다. 그것이 그를 무너뜨렸다.





아각의 죽음

27 사무엘이 돌아서려 하자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 자락을 붙잡았다. 옷자락이 찢어졌다.

28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서 찢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29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30 사울이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31 사무엘이 사울 뒤를 따라 돌이켰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

32 사무엘이 말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내게 가까이 데려오라.”

아각이 의기양양하게 사무엘에게 나왔다. 아각이 생각했다 — “분명히 죽음의 쓴맛은 지나갔다.”

33 사무엘이 말했다.

“당신의 칼이 여인들을 자녀 없이 만든 것처럼 당신의 어머니도 여인들 중에서 자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쪼갰다.





마지막 이별

34 사무엘이 라마로 갔다. 사울은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35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가지 않았다.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퍼했다. 여호와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찢어졌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온다 — 겉옷 자락이 찢어지고, 나라가 찢어진다. 같은 히브리어 동사(קָרַע, qara’)다. 사울이 붙잡았던 것은 사무엘의 겉옷이었지만, 실제로 그가 붙잡으려 한 것은 왕권이었다. 그러나 이미 찢어졌다. 아직 왕의 자리에 있지만, 왕의 미래는 이미 끝났다.




사무엘상 16장 — 수금 타는 소년


슬퍼하지 마라

1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사울을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나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거부했다. 기름 뿔에 기름을 채워라. 가겠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Jesse)에게 보낸다. 그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정해 두었다.”

2 사무엘이 말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어린 암소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해라.

3 이새를 제사에 초청해라. 그러면 내가 네게 해야 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4 사무엘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했다. 베들레헴(Bethlehem)에 이르렀다.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하며 그를 맞이하러 나왔다.

“평안히 오셨습니까?”

5 “평안히 왔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십시오.”

이새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에 초청했다.





형들이 지나가다

6 그들이 이르렀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Eliab)을 보고 생각했다.

“분명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앞에 있구나.”

7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외모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거부했다. 나는 사람이 보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לֵבָב, levav)” — 히브리어 레바브는 단순히 감정의 심장이 아니다. 생각, 의지, 결단의 자리다. 현대어로 하면 “내면의 방향성”에 가깝다. 하나님이 본다는 것은 그 방향을 보는 것이다 —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8 이새가 아비나답(Abinadab)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여호와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9 이새가 삼마(Shammah)를 지나가게 했다.

“이 사람도 여호와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0 이새가 일곱 아들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이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11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아들들이 이들뿐입니까?”

이새가 말했다.

“막내가 아직 남아 있는데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십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형 일곱이 먼저 지나갔다. 하나도 택하지 않으셨다. 막내는 양을 보러 나가 있었다 — 중요한 자리에 불리지도 않은 것이다. 이새도 처음부터 막내를 생각하지 않았다. 창세기에 반복되는 막내 모티프가 여기서 다시 나온다 — 이삭(형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형 에서), 요셉(형 열 명). 막내가 택함받는 패턴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반복 구조다.





다윗

12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붉은빛(ruddy)이 나고, 눈이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한 청년이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13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져다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다윗(David)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다.

다윗(דָּוִד, David) — 이름의 뜻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나뉜다. “사랑받는 자”라는 해석이 가장 넓게 받아들여진다. 다윗의 첫 묘사 — 붉은빛(혹은 불그스름한), 아름다운 눈매, 잘생긴 얼굴. 창세기 25장 25절에서 에서가 “붉다”고 묘사된다. 에서는 장자권을 잃었고 야곱이 택함받았다. 이제 붉은빛 다윗이 등장한다. 그는 형들을 대신해 택함받는다. 언어의 메아리가 들린다.

다윗의 기름 부음 장소 베들레헴은 1000년 뒤 예수의 탄생지가 된다. 같은 마을, 같은 양치기 들판. 본문은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대 독자는 이 겹침을 알고 읽는다.





사울에게 임한 악한 영

14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여호와가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

“여호와가 보내신 악한 영(רוּחַ רָעָה, ruach ra’ah)” —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 복잡하다.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에서는 모든 것 — 좋은 영도, 나쁜 영도 —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 이것이 일신론의 결과다. 현대 정신의학의 시각에서는 사울이 경험한 것을 심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본문은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보여준다 — 영이 임했고 그가 괴로워했다. 그리고 다음에 음악이 등장한다.

15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6 왕께서 명령하시면 왕 앞에서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나으실 것입니다.”

음악이 정신적 고통에 도움이 된다는 관찰이 이 본문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현대 음악 치료(music therapy)의 기원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BC 10세기에 이미 음악이 심리적 치유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고대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의학 문서에도 음악 처방이 등장한다.

17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 내게 데려오라.”

18 신하들 중 하나가 대답했다.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용감하고 전사이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십니다.”

19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냈다.

“양 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20 이새가 나귀에 빵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실어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냈다.

21 다윗이 사울에게 왔다. 사울 앞에 섰다. 사울이 그를 매우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

22 사울이 이새에게 전령을 보냈다.

“다윗을 내 앞에 있게 해달라. 내 눈에 은혜를 입었다.”

23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손으로 탔다. 사울이 상쾌해지고 나았다.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기름 부음을 받은 청년이 수금을 탄다. 자신이 왕으로 택함받은 줄도 모른 채, 그가 대신하게 될 왕의 고통을 수금으로 달랜다. 두 사람이 같은 방에 있다 — 하나는 거부된 왕이고, 하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택함받은 자다. 이 아이러니가 이후 모든 이야기의 씨앗이다.




사무엘상 17장 — 다섯 개의 매끄러운 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1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소고(Socoh)에 집결했다. 아세가(Azekah) 사이 에베스담밈(Ephes-dammim)에 진을 쳤다.

2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Elah)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마주 섰다.

3 블레셋이 이쪽 산에, 이스라엘이 저쪽 산에.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4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그 이름은 골리앗(Goliath), 가드(Gath) 사람이었다.

키가 여섯 규빗 한 뼘이었다.

여섯 규빗 한 뼘은 마소라 본문(전통 히브리어 성경)의 수치로 약 2.97미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해사본과 70인역(그리스어 구약)에는 “네 규빗 한 뼘”으로 나온다 — 약 2.06미터. 학자들은 후자를 더 원본에 가깝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전사였다.

5 머리에는 놋 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었다.

6 다리에는 놋 각반. 어깨에는 놋 단창.

7 창 자루는 베틀 채 같았고, 철 창날 무게가 육백 세겔이었다. 방패 든 자가 앞에서 걸었다.

골리앗의 무장은 당시 블레셋의 기술력을 보여준다. 철 창날은 철 제련 기술이 없던 이스라엘이 만들 수 없는 무기였다. 사무엘상 13장 19절은 당시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없었다고 기록한다 — 블레셋이 철 기술을 독점하고 있었다. 이 독점이 전장에서의 절대적 비대칭을 만들었다.





챔피언 결투의 관습

8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쳤다.

“왜 나왔느냐? 전쟁을 벌이려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내게 내려보내라.

9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10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 한 사람을 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11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낙담하여 크게 두려워했다.

골리앗이 제안한 것은 챔피언 결투(single combat)다. 두 군대 전체가 싸우는 대신 대표 전사 하나씩이 싸워 전쟁의 결말을 정하는 방식이다. 고대 근동에서 이 관습은 흔했다 — 이집트와 헷(히타이트)의 전쟁 기록,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서 헥토르와 아킬레스의 대결이 이 문화를 반영한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전사가 없다는 것이 수치였다.





이새의 막내아들

12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Bethlehem)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다. 사울 시대에 이미 노인이었다.

13 이새의 세 맏아들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 맏아들은 엘리압(Eliab), 둘째는 아비나답(Abinadab), 셋째는 삼마(Shammah)였다.

14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랐고,

15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아버지 양 떼를 쳤다.

16 블레셋 사람이 사십 일을 아침저녁으로 나와 섰다.

17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열 개를 들고 진영으로 빨리 가서 형들에게 전하여라.

18 그리고 이 치즈 열 덩이는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가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증표를 받아 와라.”

19 사울과 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다.

20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양 떼를 지킬 자에게 맡기고 짐을 챙겨 길을 떠났다. 진영에 이르니 군대가 함성을 지르며 전열을 갖추러 나가고 있었다.

21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 서서 전열을 갖추었다.

22 다윗이 짐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전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공개 모욕

23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전열에서 나왔다. 그가 전과 같은 말을 했다. 다윗이 들었다.

24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쳤다.

25 이스라엘 사람이 말했다.

“저 올라온 자를 보았느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올라왔다. 저를 죽이는 자에게 왕이 큰 재물을 주고, 왕의 딸도 주겠다.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했다.”

26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주겠다 했느냐?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27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28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왜 내려왔느냐? 누구에게 그 양 몇 마리를 맡겨두었느냐?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전쟁 구경하려고 내려왔구나.”

29 다윗이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요.”

30 다윗이 다른 사람 쪽으로 돌아서서 같은 말을 물었다. 사람들이 전과 같은 대답을 했다.





사울 앞에 서다

31 다윗이 한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에게 전했다. 사울이 다윗을 불러들였다.

32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아무도 저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왕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33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아직 어린아이고, 저 자는 어릴 때부터 전사였다.”

34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쳤습니다. 사자가 와서, 또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고 갔습니다.

35 내가 따라가 쳐서 그 입에서 건졌습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36 왕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습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것들 중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37 다윗이 말했다.

“사자와 곰의 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시기를.”





갑옷을 벗다

38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다. 머리에 놋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다.

39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걸어보려 했다. 익숙하지 않았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것들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요.”

다윗이 그것들을 벗었다.

40 다윗이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 목자의 전대 곧 주머니에 넣었다. 손에는 물매를 들었다. 골리앗에게 나아갔다.

물매(sling)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고대 군대의 원거리 투척 무기였다. 숙련된 물매꾼은 100미터 이상 거리에서 사과 크기의 돌을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날릴 수 있었다. 앗시리아 부조와 이집트 벽화에도 물매 부대가 등장한다. 베냐민 지파의 물매꾼은 사사기 20장 16절에서 “왼손잡이로 머리털 하나를 겨냥하여도 빗나가지 않는” 자들로 묘사된다. 다윗의 물매는 원시적인 무기가 아니었다.





골리앗의 조롱

41 블레셋 사람이 걸어와 다윗에게 가까이 왔다. 방패 든 자가 앞에 섰다.

42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바라보았다. 다윗이 젊고 혈색이 좋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를 멸시했다.

43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개냐, 네가 지팡이를 들고 나왔느냐?”

그가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44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46 오늘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주검을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47 여호와는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다섯 개의 돌 중 하나

48 블레셋 사람이 다가와 다윗에게 가까이 왔다. 다윗이 달렸다. 전열을 향해 블레셋 사람에게 달려갔다.

49 다윗이 전대에 손을 넣어 돌 하나를 꺼냈다. 물매질해 쏘았다.

돌이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혔다.

돌이 이마에 박히자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졌다.

50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물매와 돌 하나로.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는데도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를 죽였다.

51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 위에 올라서서 그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쳤다.

“다윗이 돌 다섯 개를 골랐다.” 하나만 쏘고 끝났다. 나머지 넷은 쓰지 않았다. 후대 랍비 해석자들은 “나머지는 골리앗의 형제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무엘하 21장 15-22절에는 실제로 골리앗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그들을 죽인다.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 그러나 숫자는 남아 있다.

52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가드(Gath)와 에그론(Ekron) 성문까지 쫓았다. 블레셋 사람의 주검이 사아라임(Shaaraim) 길에 쓰러졌다.

53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 그 진영을 노략했다.

54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가져다가 예루살렘(Jerusalem)으로 가져가고, 그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왕의 질문

55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가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Abner · ㉸ 아브네르)에게 물었다.

“아브넬, 저 소년의 아버지가 누구냐?”

“왕이시여,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알지 못합니다.”

56 왕이 말했다. “네가 알아봐라. 저 소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57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손에 들고 있었다.

58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소년아, 네 아버지가 누구냐?”

다윗이 대답했다.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다 — 16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수금 연주자로 섬긴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다윗의 아버지를 모르는 것처럼 묻는다. 두 이야기가 독립된 전승에서 왔기 때문에 생기는 서사적 긴장이다. 학자들은 사무엘상이 여러 개의 독립된 다윗 전승을 편집한 책이라고 본다. 두 이야기 모두 중요한 사실을 전한다 —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궁정에 들어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는가.




사무엘상 18장 — 요나단의 언약, 사울의 창


영혼이 묶이다

1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마치자, 요나단(Jonathan · ㉸ 요나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2 그 날 사울이 다윗을 붙들어 두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3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4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요나단이 왕자로서의 상징물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행위다. 겉옷, 군복, 무기 — 이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선물이 아니라 왕위 계승 상징의 양도였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다. 그 권위를 스스로 다윗에게 건넨 것이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현대에 다양한 해석을 불러왔다. 본문이 사용하는 단어들 — “아하브(אָהַב, 사랑했다)”, “네페시(נֶפֶשׁ, 영혼/생명)”, “한마음이 되었다” — 은 강렬한 언어다. 전통 해석은 이것을 언약적 우정(covenant friendship)으로 읽는다. 현대 일부 신학자들은 성적 함의를 읽으려 하지만, 본문 자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요나단은 기혼이었고(사무엘하 9장에 아들 므비보셋이 등장한다).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었다. 본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개선행진

5 다윗이 어디 가든 지혜롭게 행동했다. 사울이 그를 군대 위에 세웠다. 온 백성의 눈에도, 사울의 신하들의 눈에도 좋게 보였다.

6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여인들이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사울 왕을 맞이했다. 소고와 경쇠를 들고 기뻐했다.

7 여인들이 즐겁게 노래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8 사울이 크게 노했다. 이 노래가 불쾌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남은 것은 왕위뿐이로다.”

9 그 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 한 줄의 노래가 사울의 내면을 무너뜨렸다. 히브리 시의 병행법에서 ’천’과 ’만’은 단순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층법이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비교로 읽었다. 전쟁의 승리를 다윗이 가져갔다고 느꼈다. 그 순간 사울에게 다윗은 전우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다.





첫 번째 창

10 다음 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세차게 임했다. 사울이 집 안에서 미쳐 날뛰었다. 다윗이 전과 같이 수금을 탔다.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11 사울이 창을 던졌다.

“다윗을 벽에 꽂아버리겠다.”

다윗이 두 번 피했다.

12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시고 자기에게서는 떠나셨기 때문이었다.

13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다. 천부장으로 삼았다. 다윗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다.

14 다윗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동했다.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셨다.

15 사울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

16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함정이 된 결혼

17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딸 메랍(Merab)을 네 아내로 주겠다. 단, 네가 나를 위해 용사가 되어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주어야 한다.”

사울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손이 그에게 닿지 않아도 블레셋 손에 죽게 되겠지.’

18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나는 누구이며 이스라엘에서 내 친족이 누구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안이 무엇인지요.”

19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이 다윗에게 주어질 때가 되자, 메홀라 사람 아드리엘(Adriel)에게 주었다.

20 사울의 딸 미갈(Michal · ㉸ 미칼)이 다윗을 사랑했다. 사울에게 전해졌다. 사울에게 기쁜 일이었다.

21 사울이 속으로 생각했다. ‘미갈을 주면 그것이 다윗에게 덫이 되어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오늘 두 번째로 네가 내 사위가 될 것이다.”

22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다윗에게 가서 은밀히 말하여라. ‘왕이 너를 기뻐하고 모든 신하들도 너를 좋아한다.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

23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했다.

다윗이 말했다. “왕의 사위 되는 일이 너희 눈에 작은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24 신하들이 사울에게 전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5 사울이 말했다.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왕이 신부 값을 원치 않는다. 단지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뿐이니, 왕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쓰러뜨릴 생각이었다.

26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했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기한이 차기도 전에

27 다윗이 일어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이백 명을 죽였다. 다윗이 그 포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쳤다.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다.

28 사울이 알았다.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하심을.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29 사울이 더욱 다윗을 두려워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

30 블레셋 방백들이 나왔다.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했다. 다윗의 이름이 매우 존귀하게 되었다.




사무엘상 19장 — 창문으로 내려뜨림


요나단의 중재

1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했다.

2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렸다.

“내 아버지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제 아침에 조심하십시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십시오.

3 내가 나가서 당신이 있는 들에서 아버지 곁에 서서 당신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살피고 알리겠습니다.”

4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 아버지 사울에게 좋게 말했다.

“왕이시여, 왕의 종 다윗에 대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가 왕께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행실이 왕에게 매우 유익했습니다.

5 그가 자기 생명을 내걸고 블레셋 사람을 쳤습니다. 여호와가 온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왕도 보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짓겠습니까?”

6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7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왔다.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었다.





두 번째 창

8 다시 전쟁이 일어났다. 다윗이 나가 블레셋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쳤다. 그들이 도망쳤다.

9 여호와에게서 나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 사울이 집에 앉아 있었고 손에 창이 있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었다.

10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다. 다윗이 피했다. 사울이 창으로 벽을 쳤다. 다윗이 도망해 그 밤에 피했다.





미갈의 기지

11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알렸다.

“오늘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죽습니다.”

12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뜨렸다. 다윗이 도망해 피했다.

13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히고, 머리 쪽에 염소 털로 만든 것을 대고 옷으로 덮었다.

14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 다윗을 데려오게 했다. 미갈이 말했다.

“그가 병들었습니다.”

15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 다윗을 보게 했다.

“침대째로 데려와 내가 죽이겠다.”

16 사자들이 들어오니 침대에 우상이 있었다. 머리 쪽에 염소 털이 있었다.

17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 나를 속여 내 원수를 도망하게 했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라. 왜 내가 너를 죽여야 하느냐?’”

미갈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본문은 그녀의 거짓말을 정죄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미갈이 선택한 것은 남편이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이후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25장 이후, 그리고 사무엘하에서 드러난다. 미갈은 이 날 이후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다시 나타날 때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다.

우상(히브리어 “테라빔(teraphim)”)은 집안 수호신상이다. 이스라엘 가정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이 구절이 보여준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테라빔을 훔친 것(창세기 31장)과 같은 물건이다. 사람 크기였음을 이 장면이 시사한다.





나욧의 예언자들

18 다윗이 도망해 라마(Ramah)로 사무엘에게 갔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렸다.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에 거했다.

19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습니다.”

20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 했다. 그들이 예언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했다. 그들도 예언했다.

21 사울에게 전해졌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냈다. 그들도 예언했다. 사울이 세 번째 사자들을 보냈다. 그들도 예언했다.

22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스구(Secu)의 큰 우물에 이르러 물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라마 나욧에 있습니다.”

23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갔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했다.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했다.

24 사울이 겉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했다. 온종일 온밤을 벌거벗은 채로 엎드려 있었다.

그러므로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는 말이 생겼다.

사울이 예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뒤에도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했고 같은 속담이 생겼다.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 같은 속담이 두 번 나온다 — 처음은 왕이 되던 날,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는 날.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사울을 막는 방식으로 임했다. 왕이 하루 종일 땅에 벌거벗어 엎드린 동안 다윗은 도망쳤다.




사무엘상 20장 — 활의 신호


다윗의 질문

1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쳐 요나단 앞에 왔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죄가 무엇이며 네 아버지께 대한 내 허물이 무엇이냐? 그가 내 생명을 찾고 있다.”

2 요나단이 말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크든 작든 어떤 일도 내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왜 이 일만 내게 숨기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3 다윗이 다시 맹세하며 말했다.

“네 아버지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분명히 알고, 요나단이 알면 슬퍼하겠다 싶어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네 혼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4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을 위해 그리하겠습니다.”





월삭의 계획

5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했다.

“내일은 월삭이라 내가 왕과 함께 앉아 식사해야 합니다. 나를 보내주면 내가 사흘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겠습니다.

6 네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이렇게 말해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도록 간청했습니다. 거기서 온 가족이 해마다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7 아버지가 ’좋다’고 말하면 왕의 종이 평안할 것이고, 노하시면 결심했음을 아십시오.

8 왕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의 종을 여호와의 언약으로 함께 묶었으니. 내게 죄가 있으면 당신이 나를 죽이십시오. 왜 아버지께로 데려갑니까?”

9 요나단이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해가 될 것을 내가 알면 당신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10 다윗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거칠게 대답하거든 누가 내게 알릴 것입니까?”





들판의 약속

11 요나단이 말했다.

“들로 나가십시다.”

두 사람이 들로 나갔다.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때쯤 내일이나 모레 아버지를 살펴보아 다윗에게 좋으면 사람을 보내 알리지 않겠습니까?

13 아버지가 당신을 해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나 요나단에게 어떤 화든 내리셔도 좋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 당신이 평안히 가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와 함께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14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의 인자함으로 나를 대하십시오. 내가 죽지 않도록.

15 여호와가 다윗의 원수들을 땅에서 끊으실 때에도 요나단의 집에서 인자함을 끊지 마십시오.”

16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가 다윗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기를.”

17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게 했다.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활쏘기 신호

18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일은 월삭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자리가 빌 것입니다.

19 사흘 후에 빨리 내려가 아까 그 일이 있던 곳으로 가서 에셀(Ezel) 돌 곁에 머무십시오.

20 내가 그 돌 옆에 화살 세 개를 쏘겠습니다. 마치 과녁을 향해 쏘는 것처럼.

21 그리고 소년에게 ’화살을 찾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화살이 네 이편에 있다. 가져오라’고 하면 — 왕의 종은 평안히 올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소년에게 ’화살이 네 너머에 있다’고 하면, 여호와가 당신을 보내시는 것이니 가십시오.”

23 요나단과 다윗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당신과 나 사이에 영원히 증인이십니다.





사울의 진실

24 다윗이 들에 숨었다. 월삭이 되었다. 왕이 음식을 먹으러 앉았다.

25 왕이 평소 자리에 벽 곁에 앉았다. 요나단이 맞은편에 섰다. 아브넬이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26 사울이 그 날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어쩌다 부정하게 됐겠지, 아직 정결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27 둘째 날 곧 월삭 다음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음식을 먹으러 오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냐?”

28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29 ‘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형이 나를 오라고 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거든 형제들을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왕의 밥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30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패역하고 반역하는 여자의 아들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네 자신과 네 어머니의 수치를 자초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31 이새의 아들이 땅 위에 살아 있는 한 너와 네 나라가 세울 수 없다. 사람을 보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32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했다.

“왜 그를 죽여야 합니까?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33 사울이 창을 들어 그를 치려 했다.

요나단은 알았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음을.

34 요나단이 크게 노하며 밥상에서 일어났다. 그 달 둘째 날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윗 때문에 슬프고, 아버지가 그를 욕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작별

35 아침에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곳으로 나갔다. 작은 소년이 함께했다.

36 소년에게 말했다.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들을 찾아라.”

소년이 달릴 때 요나단이 그 너머로 화살을 쏘았다.

37 소년이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요나단이 소년에게 외쳤다.

“화살이 네 너머에 있지 않느냐?”

38 “빨리, 서두르라. 멈추지 마라.”

소년이 화살을 주워 주인에게 왔다.

39 소년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다만 요나단과 다윗만 알았다.

40 요나단이 자기 활과 화살을 소년에게 주며 말했다.

“가서 성읍으로 가져가거라.”

41 소년이 간 뒤에 다윗이 돌 곁 남쪽에서 일어났다.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했다. 두 사람이 입을 맞추며 함께 울었다. 다윗이 더 크게 울었다.

42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평안히 가십시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의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다윗이 일어나 갔다.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 장면 이후 두 친구는 한 번 더 만난다 — 23장의 호레스 숲에서. 그것이 마지막이다. 요나단은 31장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는다. 다윗과 요나단은 다시는 함께 식사하지 못했다. 활의 신호, 세 번의 절, 눈물 —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21장 — 놉의 떡과 광기


제사장의 떡

1 다윗이 놉(Nob)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Ahimelech)에게 갔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했다.

“당신이 왜 혼자 왔습니까? 왜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까?”

2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왕이 내게 어떤 일을 명령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만나자고 말해두었습니다.

3 지금 손에 무엇이 있느냐? 떡 다섯 덩이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주십시오.”

4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보통 떡은 없습니다.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았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5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했다.

“여자는 사흘 동안 멀리했습니다. 일반 여행에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들의 몸은 더욱 거룩합니다.”

6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다. 거기에는 따뜻한 떡으로 바꿔 놓는 날에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설병(陳設餠, shewbread / bread of presence) — 레위기 24장에 따르면 열두 개의 떡을 여호와 앞에 매주 진설했다가 안식일에 교체한다. 물러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 다윗이 이것을 얻어 먹은 일은 훗날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서 언급하신다(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2장). “다윗이 굶주릴 때 한 일”로 율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논거가 된다.

7 그 날 사울의 신하 중 하나가 여호와 앞에 머물고 있었다. 에돔 사람 도엑(Doeg · ㉸ 도에그)으로, 사울의 목자들의 우두머리였다.

8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다.

“여기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해서 칼도 무기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9 제사장이 말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천으로 싸여 있습니다. 가져가기를 원하면 가져가십시오. 여기에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십시오.”





가드에서의 광기

10 다윗이 그 날 사울을 피해 일어나 블레셋 왕 가드(Gath)의 아기스(Achish · ㉸ 아키쉬)에게 갔다.

11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며 그를 위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12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다.

13 그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었다.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체했다. 성문 문짝에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흘렸다.

14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미친 것을 보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15 내게 미친 자들이 부족하더냐? 이 자를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다윗이 광기를 연기한 것은 구약에서 몇 안 되는 위장 생존의 장면이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라고 적혀 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로 보이며, 여기서 ’아기스’와 동일인이다. 시편 34편은 이 위기에서 건짐받은 감사를 노래한다 —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위장과 절망 속에서 태어난 감사의 시다.




사무엘상 22장 — 도엑의 칼


아둘람 굴

1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Adullam) 굴로 피했다.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기 내려왔다.

2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윗에게 모였다.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사백 명쯤이었다.

3 다윗이 거기서 모압(Moab) 미스베(Mizpeh)로 갔다. 모압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신과 함께 나와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4 다윗이 그들을 모압 왕 앞에 두었다.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그들이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5 선지자 갓(Gad · ㉸ 가드)이 다윗에게 말했다.

“이 요새에 있지 마시오. 유다 땅으로 가십시오.”

다윗이 떠나 헤렛(Hereth) 수풀에 갔다.





사울의 분노

6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각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기브아(Gibeah) 높은 곳 에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손에 창을 들고. 모든 신하가 곁에 섰다.

7 사울이 자기 주위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줄 것이며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8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언약을 맺었어도 너희 중 아무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내 아들이 내 종을 충동하여 나를 대적하여 지금까지 매복하고 있는데도 너희 중 아무도 슬퍼하는 자가 없느냐.”

9 에돔 사람 도엑(Doeg)이 사울의 신하들과 함께 서 있다가 대답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이 놉에 와서 아히멜렉에게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10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의 변호

11 왕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집 곧 놉에 있는 온 제사장을 불러들였다. 그들이 다 왕에게 왔다.

12 사울이 말했다. “이새의 아들아, 아히멜렉아!”

“예, 내 주여.”

13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여 모반을 꾸몄느냐? 네가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하나님께 물어 주어 그가 오늘 매복하여 나를 치게 하였느냐?”

14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의 신하 중에 누가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고 왕의 호위대장이며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15 내가 오늘 처음으로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왕이 이 종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이 이 모든 일의 크고 작음을 알 수 없습니다.”

16 왕이 말했다.

“아히멜렉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도엑의 학살

17 왕이 자기 주위에 선 호위병들에게 말했다.

“돌이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다윗과 함께 있었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면서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내밀어 제사장들을 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18 왕이 도엑에게 말했다.

“네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라.”

에돔 사람 도엑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쳤다. 그 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팔십오 명을 죽였다.

19 제사장의 성읍 놉을 칼날로 쳤다.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와 소와 나귀와 양까지.

팔십오 명의 제사장이 하루에 죽었다. 아론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이 거의 전멸했다. 이 학살을 실행한 것은 이스라엘 병사가 아니라 에돔 사람 도엑이었다 — 이스라엘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을 칠 수 없었다. 사울이 이 일을 이방인에게 시킨 것이 이 장면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다. 시편 52편의 표제는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이르렀다고 전할 때”다. 시편 52편은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다 — “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행을 자랑하느냐?”

20 아히멜렉의 아들 중 아비아달(Abiathar · ㉸ 에브야타르)이 피해 다윗에게로 도망쳤다.

21 아비아달이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알렸다.

22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돔 사람 도엑이 그 날 거기 있어서 반드시 사울에게 알릴 줄 알았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23 나와 함께 머물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네 생명도 찾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아비아달은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제사장이었다. 그가 에봇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아비아달이 에봇으로 묻는다. 제사장 가문이 거의 멸절되었지만 에봇 — 하나님께 묻는 도구 — 은 살아남았다. 그 생존이 다윗의 후반 도주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사무엘상 23장 — 그일라와 호레스


그일라를 구하다

1 다윗에게 전해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Keilah)를 치고 타작 마당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2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습니까?”

여호와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하라.”

3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유다에서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습니까?”

4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가 대답하셨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5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크게 빼앗았다. 그들을 크게 쳐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다.

6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올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사울이 쫓아오다

7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그가 갇혔다.”

8 사울이 모든 백성을 전쟁을 위해 소집했다. 그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 사람들을 포위하려 했다.

9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봇을 가져오라.”

10 다윗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사울이 그일라로 와서 나로 인해 이 성읍을 멸하려 한다고.

11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에게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주의 종이 들은 대로 내려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에게 알려 주십시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12 다윗이 물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들이 넘길 것이다.”

13 다윗과 그 사람들 약 육백 명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일라를 피했다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사울이 가지 않았다.





십 광야에서

14 다윗이 광야의 요새들에 머물렀다. 십(Ziph) 광야 산지에 머물렀다. 사울이 날마다 찾았으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15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알았다. 다윗이 십 광야 호레스(Horesh)에 있었다.

16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호레스로 다윗에게 갔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했다.

17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당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 다음이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압니다.”

18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이 호레스에 머물렀다. 요나단은 집으로 갔다.

이 장면이 두 친구의 마지막 만남이다. 요나단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고 요나단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 남았다. 그것이 요나단의 선택이었다. 두 사람은 이후 다시 만나지 못한다.





십 사람들의 배신

19 십 사람들이 기브아의 사울에게 올라와 말했다.

“다윗이 여시몬(Jeshimon) 남쪽 하길라(Hachilah) 산 호레스 요새들에 우리 사이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20 왕이 내려오기를 원하시거든 내려오십시오.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21 사울이 말했다.

“너희가 나를 불쌍히 여겼으니 여호와가 너희를 복 주시기를.

22 가서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보아라.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모든 은밀한 곳을 알아보아라.

23 그가 숨은 모든 곳을 알아보고 내게 분명히 확인하여 내려와라. 내가 함께 가겠다. 그가 그 땅에 있으면 유다의 모든 가문 중에서라도 그를 찾겠다.”

24 그들이 사울보다 먼저 일어나 십으로 갔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아라바 남쪽 마온(Maon) 광야에 있었다.

25 사울과 그 사람들이 찾으러 갔다. 다윗에게 알려졌다.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광야에 머물렀다. 사울이 듣고 마온 광야에서 다윗을 쫓았다.

26 사울이 산 이편에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산 저편에서 갔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서둘렀다.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서 잡으려 했다.

27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빨리 돌아오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28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돌아갔다. 그러므로 그 곳을 셀라하마흐레곳(Sela-hammahlekoth — ‘나뉨의 바위’) 이라 불렀다.

29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En Gedi) 요새에 살았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 절벽에 붙은 오아시스다. 해수면보다 낮은 사해 근처이지만 절벽에서 솟아나는 샘이 있어 풀과 나무가 자란다. 사방이 절벽인 지형은 숨기에 적합했다. 1953~1965년 이스라엘 고고학자 베냐민 마자르(Benjamin Mazar)의 발굴에서 엔게디 지역의 청동기~철기 시대 거주 흔적이 확인되었다. 다윗이 숨던 동굴들의 실제 지형이 지금도 남아 있다.




사무엘상 24장 — 엔게디 동굴


동굴 속에서

1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왔다.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2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택해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3 길 옆 양 우리에 이르렀다. 거기 굴이 있었다. 사울이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앉아 있었다.

“발을 가리다” — 용변을 보는 것의 히브리어 완곡 표현이다. 사울이 굴에 들어온 이유다. 쫓는 자와 도망자가 같은 굴에 들어온 상황이 이 장의 긴장을 만든다.

4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당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라. 네가 적당한 대로 행하라.’”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5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뒤 마음이 찔렸다.

6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곧 내 주인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7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다독였다. 그들이 사울을 치지 못하게 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길을 떠났다.





다윗이 부르다

8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 뒤에서 외쳤다.

“왕이시여!”

사울이 뒤를 돌아보았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9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다윗이 당신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의 말을 왜 들으십니까?

10 오늘 여호와가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눈으로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아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11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왕의 옷자락을 잘랐으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내 손에 악이 없고 반역함도 없음을 아십시오. 내가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왕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12 여호와가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여호와가 왕에게 나를 위해 복수하시기를. 그러나 내 손은 왕을 치지 않겠습니다.

13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이 왕을 치지 않겠습니다.

14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아 나왔습니까? 죽은 개를, 벼룩 하나를 쫓아 나왔습니다.

15 여호와가 심판자가 되시기를. 나와 왕 사이에. 그분이 살펴보시고 내 사정을 변호하시며, 왕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기를.”





사울의 눈물

16 다윗이 사울에게 이 말을 마쳤을 때, 사울이 말했다.

“이것이 네 목소리냐, 아들 다윗아?”

사울이 소리 높여 울었다.

17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너는 내게 선을 행했고 나는 너에게 악을 행했다.

18 너는 여호와가 나를 네 손에 넘기신 것을 오늘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도록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선을 행했으니 여호와가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19 이제 나는 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20 이제 나를 두고 여호와께 맹세하라. 내 뒤에 내 자손을 끊지 않을 것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겠다고.”

21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했다.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사울은 울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요새로 올라갔다. 두 사람 사이의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사울이 울었다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것이 이 장의 무게다 — 눈물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26장에서 같은 상황이 다시 펼쳐진다.




사무엘상 25장 — 나발과 아비가일


사무엘이 죽다

1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슬퍼하며 라마 그의 집에 장사했다.

다윗이 일어나 마온(Maon) 광야로 내려갔다.





나발이라는 사람

2 마온에 사람이 있었다. 그의 사업은 갈멜에 있었다. 그는 매우 부유했다. 양이 삼천 마리, 염소가 천 마리였다. 갈멜에서 양 털을 깎고 있었다.

3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Nabal)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Abigail)이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나발은 갈렙 자손으로 완고하고 악하게 행동하는 자였다.

나발(נָבָל)은 히브리어로 ‘바보’, ‘악한’,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그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명이 있었겠지만 그의 행실 때문에 생긴 별명이거나, 기록자가 그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한 것이다. 25절에서 아내 아비가일 자신이 “나발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어리석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름이 곧 그 인물의 초상이다.

4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양 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5 다윗이 열 명의 젊은이를 보냈다. 그들에게 말했다.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안부를 물어라.

6 잘 사는 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평안, 당신과 당신 집과 당신의 모든 것이 평안하기를.

7 당신의 양 털 깎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이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8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아들 다윗에게.’”





나발의 거절

9 젊은이들이 가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했다.

10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제 주인을 떠나 도망하는 종들이 많다.

11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양 털 깎는 자들을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12 다윗의 젊은이들이 돌아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다.

13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각자 칼을 차라.”

다윗도 칼을 찼다. 사백 명이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이백 명은 짐과 함께 남았다.





아비가일의 지혜

14 나발의 젊은이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광야에서 문안 사자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15 그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잘 대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을 때 아무 모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16 우리가 양들과 함께 있던 모든 날 그들이 우리를 밤낮으로 보호했습니다.

17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십시오. 우리 주인과 그의 집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주인은 불량배라 말을 들지 않습니다.”

18 아비가일이 서둘러 떡 이백 덩이, 포도주 두 가죽부대, 요리한 양 다섯 마리, 볶은 곡식 다섯 세아, 건포도 백 송이,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다.

19 젊은이들에게 말했다.

“내 앞에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20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은밀한 곳에 내려왔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그녀를 만났다.





만남

21 다윗이 말했다.

“내가 이 자의 재산을 광야에서 지켰는데 그의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그가 선으로 악을 갚았다.

22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아침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화든 내리셔도 좋다.”

23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빨리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땅에 절했다.

24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내 주여, 허물은 나에게 있습니다. 여종이 말하게 해주십시오. 여종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25 내 주여, 저 불량배 나발에게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이 바로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저는 내 주가 보낸 젊은이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26 내 주여,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당신이 피를 흘리고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이 나발같이 되기를.

27 이 선물은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내 주를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주십시오.

28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여호와가 내 주를 위해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내 주는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내 주의 평생에 악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29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쫓고 당신의 생명을 찾아도, 내 주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의 묶음으로 묶여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처럼 던져질 것입니다.

30 여호와가 내 주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을 이루실 때 —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실 때 —

31 이것이 내 주의 마음에 걸리거나 거리끼지 않을 것입니다. 까닭 없이 피를 흘리거나 내 주 스스로 복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내 주를 선히 대하실 때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의 말은 왕에 대한 연설에 가깝다. 그녀는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될 자로 말하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왕위에 오를 자에게 걸림돌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지혜와 외교와 신학이 하나로 짜여 있다. 구약에서 아비가일은 잠언의 지혜로운 여인과 가장 닮은 인물이다. 그녀가 이 장면에서 막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을 죽인 자가 될 뻔한 미래를 막았다.





다윗의 응답

32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했다.

“오늘 나를 맞으러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33 당신의 총명을 찬양하고 당신을 복되다 하리라. 오늘 당신이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다.

34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이 빨리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일 아침에 나발에게 속한 남자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35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받았다.

“평안히 집으로 올라가라. 당신의 말을 들었다. 당신을 받아들이겠다.”





나발의 최후

36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다. 나발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왕의 잔치처럼. 나발의 마음이 즐거워 매우 취했다. 아비가일이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7 아침에 나발이 술이 깼다.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알렸다. 그의 마음이 죽고 돌같이 굳었다.

38 열흘 뒤에 여호와가 나발을 치셨다. 나발이 죽었다.

39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말했다.

“나발의 수치 갚는 일을 여호와가 친히 변호하셨다. 여호와가 종의 악에서 나를 막으셨고, 나발의 악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40 다윗의 젊은이들이 갈멜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했다.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41 아비가일이 일어나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기는 종입니다.”

42 아비가일이 빨리 일어나 나귀를 타고 다섯 시녀를 데리고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43 다윗이 또 이스르엘(Jezreel)의 아히노암(Ahinoam)을 취했다. 두 사람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44 사울의 딸 미갈은 갈림(Gallim) 사람 라이스(Laish) 의 아들 발디(Palti)에게 주었다.

사울이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준 것이다. 이 짧은 한 절이 나중에 복잡한 결과를 낳는다. 다윗이 왕이 된 뒤 미갈을 다시 데려오라고 요구한다(사무엘하 3장). 그때 발디는 미갈 뒤에서 울며 따라오다 돌아간다. 미갈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26장 — 창과 물병


십 사람들이 다시

1 십 사람들이 기브아의 사울에게 와서 말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Hachilah) 산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2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택해 십 광야로 내려갔다. 다윗을 찾으려고.

3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 옆에 진을 쳤다. 다윗이 광야에 머물다가 사울이 자기를 쫓아 광야에 온 것을 알았다.

4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 사울이 분명히 온 것을 알았다.

5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갔다.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는 곳을 살폈다. 사울이 수레들 사이에서 잠자고, 백성이 그를 둘러싸고 잠자는 것을 보았다.

6 다윗이 헷 사람 아히멜렉(Ahimelech the Hittite)과 스루야(Zeruiah)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Abishai · ㉸ 아비사이)에게 물었다.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겠느냐?”

아비새가 말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자는 왕

7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백성에게 갔다. 사울이 수레들 사이에서 잠자고 있었다. 창이 그의 머리맡 땅에 꽂혀 있었다. 아브넬과 백성이 그를 둘러 잠자고 있었다.

8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오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한 번만 치면 땅에 꽂혀 두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9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죽이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고 죄 없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10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가 직접 치실 것이다. 혹은 그가 죽을 날이 올 것이다. 혹은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이다.

11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가 금하시기를. 자, 이제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가자. 떠나자.”





물병과 창을 가지고

12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져갔다. 그들이 갔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깨지 않았다. 모두 잠자고 있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깊은 잠을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13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산 꼭대기에서 멀리 사울의 진영을 마주 보며 섰다.

14 다윗이 백성과 아브넬에게 외쳤다.

“아브넬아, 대답하지 않겠느냐?”

아브넬이 대답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15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너는 장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서 너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렇다면 왜 네 주 왕을 지키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서 한 사람이 왕을 죽이러 들어갔다.

16 네가 한 것이 좋지 않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죽어야 한다.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왕의 머리맡에 있어야 할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아라.”

17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말했다.

“내 아들 다윗, 이것이 네 목소리냐?”

“그렇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두 번째 대면

18 다윗이 말했다.

“내 주가 어찌하여 이 종을 쫓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손에 어떤 악이 있습니까?

19 이제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드리는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가 왕을 충동하여 나를 대적하게 하셨다면 여호와가 제물을 받으시기를. 그러나 사람들이 충동했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기를. 그들이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한다.

20 이제 내 피가 여호와 앞에서 멀리 땅에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산에서 메추라기 하나를 쫓듯이 나 한 사람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21 사울이 말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돌아와라, 아들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니 내가 어리석게 굴었고 크게 잘못했다.”

22 다윗이 대답했다.

“왕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 한 명이 와서 가져가십시오.

23 여호와가 각 사람에게 의와 충성에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나는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24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가 귀하게 여기시기를. 그분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기를.”

25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아들 다윗아,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24장과 26장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 사울이 다윗의 손에 들어오고,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두 사람이 헤어진다. 학자들은 이것을 같은 사건의 두 전승으로 보기도 하고, 두 번 일어난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반복이 만드는 효과가 있다 — 사울은 두 번 기회를 얻었고, 두 번 눈물을 흘렸고, 두 번 다윗을 돌아가게 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사무엘상 27장 — 블레셋 망명


포기

1 다윗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언젠가 사울의 손에 죽겠구나.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땅에서 나를 찾다가 포기할 것이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2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한 육백 명을 데리고 가드(Gath)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Achish)에게 갔다.

3 다윗과 그 사람들이 각자 가족과 함께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살았다. 다윗과 그의 두 아내 — 이스르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아비가일이었다.

4 다윗이 가드로 도망했다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사울이 더 이상 찾지 않았다.





시글락

5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들 중 한 곳에 나를 두어 거기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어찌 이 종이 왕과 함께 왕도에서 살겠습니까?”

6 아기스가 그 날 시글락(Ziklag)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시글락이 유다 왕들에게 속하게 된 것이 오늘까지다.

7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았던 날 수는 일 년 사 개월이었다.

시글락의 위치는 정확히 비정되지 않았다. 텔 하라(Tell Haror), 텔 세라(Tel Sera), 텔 자이트(Tel Zayit)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2010년대 텔 자이트에서 사사 시대 비문이 새겨진 석회석 점토판이 발견되어 주목받았다. 시글락은 이후 다윗의 이야기에서 결정적인 장소가 된다.





거짓 보고

8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술(Geshurite) 사람과 기르스(Girzite) 사람과 아말렉(Amalek) 사람을 쳤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술(Shur)에서 이집트 땅에 이르는 지역에 살던 자들이었다.

9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돌아왔다.

10 아기스가 물었다.

“오늘 어디를 쳤느냐?”

다윗이 말했다.

“유다 남방을, 여라무엘(Jerahmeelite) 남방을, 겐 사람 남방을.”

11 다윗이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오지 않았다. ‘우리에 대해 알릴까, 저들이 다윗에 대해 말할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했다.

12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다.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나의 종이 될 것이다.”

다윗은 아기스에게는 이스라엘을 쳤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원수들 — 아말렉과 그술 등 — 을 쳤다. 이중 플레이였다. 블레셋 진영에 몸을 담그면서 이스라엘에 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으로 증인을 남기지 않으려고 급습한 마을의 모든 주민을 죽였다. 이 시기의 다윗이 취한 방법들을 본문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사무엘상 28장 — 엔돌의 여인


블레셋이 집결하다

1 그 즈음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분명히 알아라. 너와 네 사람들은 나와 함께 군대에 나가야 한다.”

2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왕이 종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나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사울의 두려움

3 사무엘이 이미 죽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했다.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되었다. 사울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4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Shunem)에 진을 쳤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Gilboa)에 진을 쳤다.

5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보고 두려워 마음이 심히 떨렸다.

6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나 여호와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7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아라.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

신하들이 말했다. “엔돌(En-dor)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사울이 변장하다

8 사울이 변장했다. 다른 옷을 입었다. 두 사람을 데리고 밤에 그 여인에게 갔다.

“신접한 술법을 이용하여 내가 말하는 자를 불러올려다오.”

9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은 사울이 한 일을 아시지요.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쫓아냈는지. 왜 내 생명을 덫에 걸어 나를 죽게 하려 합니까?”

10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 네게 죄가 없을 것이다.”

11 여인이 물었다. “누구를 불러올릴까요?”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사무엘이 나오다

12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당신은 사울이군요. 왜 나를 속였습니까?”

13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보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말했다.

“신 같은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14 사울이 물었다. “어떻게 생겼느냐?”

“늙은 사람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고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이 장면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오래된 논쟁이다. 실제로 사무엘의 혼령이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여인이 만들어낸 속임수인가? 세 가지 관찰이 있다. 첫째, 여인 자신이 놀랐다 — 기대하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암시한다. 둘째, 사무엘이 전달한 예언이 31장에서 정확히 이루어진다 — 예언의 정확성이 사무엘의 실재성을 지지한다. 셋째, 신명기 18장은 신접술을 명시적으로 금한다. 사울은 자신이 금지한 것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신이 행했다. 본문은 그 자기 모순을 직접 지적하지 않지만 독자는 느낄 수 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죽은 자와의 소통은 고대 근동 전반에서 기록된다. 우가릿 문헌, 메소포타미아의 에레쉬키갈(지하 세계의 여신) 신화, 이집트 사자의 서 — 죽은 자와 소통하려는 시도는 고대 문화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스라엘 율법이 그것을 금한 것은 그 관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의 말

15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다.

“왜 나를 불러 올려 나를 불편하게 하느냐?”

사울이 대답했다.

“나는 심히 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 선지자들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16 사무엘이 말했다.

“여호와가 너를 떠나 네 원수가 되셨는데 왜 내게 묻느냐?

17 여호와가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여호와가 나라를 네 손에서 찢어 다윗에게 주셨다.

18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아말렉에 그의 진노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가 오늘 네게 이 일을 행하셨다.

19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함께 네 손에서 넘기실 것이다.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여인의 음식

20 사울이 급히 땅에 가득히 엎드렸다. 사무엘의 말을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또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 기운이 없었다.

21 여인이 사울에게 와서 그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여종의 말을 들으셨고 목숨을 걸고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22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떡 한 조각을 드시오. 기운을 차리고 길을 가십시오.”

23 사울이 거절했다. “먹지 않겠다.”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함께 권했다. 사울이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24 여인이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어 빨리 잡았다. 밀가루를 가져다 반죽하여 무교병을 구웠다.

25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차려드렸다. 그들이 먹고 그 날 밤에 일어나 갔다.

전날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며 왕 앞에 벌벌 떨었던 여인이, 하루가 지나자 왕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다. 그녀는 사울의 마지막 밤에 그를 먹인 사람이었다. 이름도 없는 여인. 금지된 일을 하던 사람.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식사를 차렸다.




사무엘상 29장 — 블레셋 진영에서 쫓겨나다


의심받는 다윗

1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Aphek)에 집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Jezreel)의 샘 곁에 진을 쳤다.

2 블레셋의 방백들이 수백 수천씩 나아갔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갔다.

3 블레셋 방백들이 말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이냐?”

아기스가 말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일 년 사 개월이 되었는데, 그가 내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

4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아가게 하라. 당신이 지정한 그 곳으로.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내려가지 말게 하라. 전쟁 중에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이 자기 주인과 어떻게 화해하겠느냐? 이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5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춤추며 노래하던 다윗 아니냐?”





아기스의 말

6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정직하다. 나는 네가 우리 진영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좋았다. 내가 보기에 네게 악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7 이제 돌아가라. 평안히.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라.”

8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왕의 앞에 온 날부터 오늘까지 왕의 종에게서 무엇을 발견하셨기에,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9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했다.

“나는 안다. 너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선하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이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10 이제 일찍 일어나라. 내 주인의 신하들 곧 너와 함께 온 자들과 함께. 아침이 밝으면 일어나 가라.”

11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일찍 일어났다.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갔다.

다윗의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그가 정말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편을 바꿀 생각이었는지. 이 쫓겨남이 그에게 다행이었는지 어떤지. 독자는 알 수 없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항의했다. 그리고 돌아갔다. 31장에서 사울이 길보아에서 죽을 때 다윗은 시글락에 있었다. 그 거리가 이후 중요해진다.




사무엘상 30장 — 시글락의 불길


돌아오니 재만 남아

1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째 시글락에 이르렀다.

아말렉(Amalek) 사람들이 남쪽을 쳐서 시글락을 습격했다.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다.

2 거기 있던 여인들과 어리고 크고 간에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 죽인 사람은 없었다. 끌고 갔다.

3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돌아오니 불에 타 있었다.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

4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다. 더 울 힘이 없을 때까지.

5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의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있었다.





극한의 위기

6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백성이 아들들과 딸들을 인해 슬퍼하므로 다윗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얻었다.

7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Ahimelech)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8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가 대답하셨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이집트인의 안내

9 다윗이 그와 함께한 육백 명을 데리고 갔다. 브솔(Besor) 시내에 이르렀다.

10 이백 명은 피곤하여 브솔 시내를 건너지 못해 남겨두었다. 다윗과 사백 명이 계속 쫓아갔다.

11 들에서 이집트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 데려왔다.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했다.

12 무화과 반 덩이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다. 그가 먹자 기운이 소생했다. 사흘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13 다윗이 물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디서 왔느냐?”

“나는 이집트 젊은이로,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사흘 전에 내가 병들자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14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땅과 갈렙(Caleb) 남쪽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15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나를 그 군대에게 안내해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십시오. 나를 죽이거나 내 주인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추격과 구출

16 이집트 사람이 안내하니 그들이 온 땅에 퍼져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었다.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아 온 큰 노략물 때문이었다.

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쳤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백 명 젊은이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피한 자가 없었다.

18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간 모든 것을 되찾았다. 두 아내도 되찾았다.

19 크고 작은 것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었다. 아들들과 딸들, 노략한 것, 그들이 빼앗아 간 모든 것, 다윗이 다 되찾았다.

20 다윗이 양 떼와 소 떼도 빼앗았다. “이것은 다윗의 노략물이다”라고 하며 그것들을 앞에서 몰았다.





분배의 원칙

21 다윗이 브솔 시내에 남아 있던 이백 명에게 돌아왔다. 그들이 다윗을 맞으러 나왔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나아가 문안했다.

22 다윗과 함께 갔던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말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노략물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 각자의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가게 하라.”

23 다윗이 말했다.

“형제들아,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24 이 일에 누가 너희 말을 듣겠느냐? 전쟁에 나간 사람의 몫이나 물자와 함께 남아 있던 사람의 몫이 같을 것이다. 함께 나눌 것이다.”

25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 오늘까지.

“전쟁에 나간 자와 남아 있던 자의 몫은 같다” — 이 원칙이 이스라엘의 관습법이 된 것을 본문이 기록한다.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몫을 빼앗는 것을 다윗이 막았다. 민수기 31장 27절에서도 비슷한 원칙이 모세에게서 나왔다. 다윗이 이미 있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거나, 이 이야기가 그 원칙의 기원을 설명한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26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노략물 일부를 자기 친구들 곧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것은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취한 것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27 벧엘(Bethel) 사람, 남부 라못(Ramoth Negev) 사람, 얏딜(Jattir) 사람,

28 아로엘(Aroer) 사람, 십못(Siphmoth) 사람, 에스드모아(Eshtemoa) 사람,

29 라갈(Racal) 사람, 여라므엘(Jerahmeelite) 성읍 사람, 겐 사람 성읍,

30 호르마(Hormah) 사람, 고라산(Cor-ashan) 사람, 아닥(Athach) 사람,

31 헤브론(Hebron) 사람, 다윗과 그 사람들이 다니던 모든 곳에 보냈다.

이 긴 지명 목록은 단순한 지리 기록이 아니다. 다윗이 도주 시절 어디서 지냈는지, 어떤 공동체들이 그를 숨겨주었는지의 지도다. 선물은 감사이자 동시에 정치적 연대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유다 전역에 자기 사람들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31장 이후 사울이 죽으면, 이 네트워크가 다윗의 왕위 기반이 된다.




사무엘상 31장 — 길보아


전쟁이 시작되다

1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쳐 길보아(Gilboa) 산에서 죽은 자들이 쓰러졌다.

2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다급하게 쫓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Abinadab)과 말기수아(Malki-Shua)를 죽였다. 사울의 세 아들이었다.

3 전투가 사울에게 치열했다.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을 발견하여 쏘아 심히 상하게 했다.

4 사울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말했다.

“네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희롱할까 두렵다.”

무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 하지 않으려 했다.

사울이 칼을 들고 그 위에 엎드렸다.

5 무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칼 위에 엎드려 사울과 함께 죽었다.

6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 날 함께 죽었다.

사울의 자결 — 그는 이방인의 손에 희롱당하며 죽지 않으려 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전장에서 죽을 때 포로가 되지 않으려 자결하는 것은 알려진 관행이었다. 우라르투(Urartu) 왕 루사 3세,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 등이 비슷한 상황에서 죽었다. 사울의 자결을 본문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블레셋이 사울의 시신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다음에 나온다.

사울의 정신 상태 —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에게서 부린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기록됐다. 이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강박, 예언 중 벌거벗음, 엔돌의 신접한 여인 방문 — 점점 한 방향으로만 움직였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조울증(bipolar disorder), 편집형 조현병(paranoid schizophrenia),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해석하는 시도들이 있다. 본문은 ’악한 영’이라는 신학적 언어를 사용하고, 그 영의 성격이나 기원을 더 설명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시신

7 이스라엘 사람들 — 골짜기 저편과 요단 강 저편에 사는 자들 —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했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았다.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살았다.

8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와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9 그들이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벗겼다.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자기들의 우상의 집들과 백성에게 전했다.

10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Ashtoreth · ㉸ 아스타롯) 신전에 두었다. 사울의 시신은 벧산(Beth Shan) 성벽에 매달았다.





야베스 사람들의 의리

11 야베스 길르앗(Jabesh Gilead)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들었다.

12 용사들이 모두 일어나 밤새 걸어 벧산 성벽에서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내려왔다. 야베스로 와서 거기서 불태웠다.

13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 나무 아래 장사했다. 칠 일 동안 금식했다.

야베스 길르앗은 사울에게 빚이 있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의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위협했을 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야베스를 구했다. 그 사건이 사울의 첫 번째 군사적 승리였다. 수십 년이 지나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밤새 걸어 갚았다.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 두는 것은 고대에 가장 큰 모욕이었다. 야베스 사람들은 그 모욕을 거두어 왕에게 마지막 예를 다했다.

사울의 죽음 이후 —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울었다(사무엘하 1장).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에서 죽임을 당했도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엎드러졌느냐”는 애가를 지었다. 요나단에 대해서는 “나는 형제 요나단을 위해 슬프다. 당신은 내게 심히 사랑스러웠으니 당신이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습니다”라고 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단순하지 않게 만드는 지점이다.

사무엘상의 끝 — 사울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첫 왕정이 길보아 산에서 끝난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 사무엘상이 추적한 것은 단순히 사울의 몰락이나 다윗의 부상이 아니다 — 하나님이 요구한 왕과 백성이 요구한 왕 사이의 긴장이었다. 사울은 백성이 원했던 왕의 모습, 곧 “키가 크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였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신 자, 곧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다. 길보아는 그 첫 번째 장의 마지막 페이지다.


[image: 사무엘하 표지]








사무엘하

다윗의 왕국 — 영광과 추락이 한 사람 안에서.




사무엘하 조망

사무엘하는 다윗의 통일 왕국 전체를 다룬다. 사울의 죽음 애도에서 시작해, 헤브론·예루살렘 두 단계의 즉위, 언약궤 운반과 다윗 언약, 밧세바 사건과 그 대가로 무너지는 가족 — 암논의 강간,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봉기, 마지막 인구조사까지. 한 인간 안의 빛과 어둠이 가장 정직하게 기록된 책.


1부 · 왕좌 (1~10장)

헤브론, 예루살렘, 언약궤



2부 · 추락 (11~19장)

밧세바, 암논, 압살롬



3부 · 마무리 (20~24장)

세바, 시편, 인구조사




사무엘하 1장 —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었다


아말렉 사람의 보고

1 사울이 죽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돌아와 시글락(Ziklag)에서 이틀을 보내던 중이었다.

2 사흘째 되던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다. 옷이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얹혀 있었다. 다윗에게 다가와 땅에 엎드려 절했다.

3 다윗이 물었다.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4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해 보라.”

“백성이 전쟁터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5 다윗이 그 보고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6 그가 대답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Gilboa) 산에 올라갔더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병거와 기마대가 그를 바짝 뒤쫓고 있었습니다.

7 그가 뒤를 돌아보며 저를 보고 불렀습니다. ‘여기 있소’ 하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8 ‘너는 누구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나는 아직 살아 있으나 고통이 극심하다.’

9 그래서 제가 그에게 다가가 죽였습니다. 이미 쓰러진 사람이었으니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가져왔습니다. 내 주 당신께 드리려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31장의 기록과 다르다. 사무엘상에 따르면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 죽었다. 아말렉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실제로 목격한 것인지는 본문이 판단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이 청년의 계산 —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포상받을 것이라는 — 은 처참하게 빗나간다.





다윗의 슬픔

10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다.

11 그들이 울며 통곡했다. 저녁때까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 때문에, 칼에 쓰러진 사람들 때문에.

12 다윗이 그 보고한 젊은이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저는 아말렉 사람 이방인 아들입니다.”

13 다윗이 말했다.

“어째서 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두렵지 않았느냐?”

14 다윗이 자기 부하 중 하나를 불렀다.

“가서 그를 처라.”

그가 그를 쳤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15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네 피는 네 머리에 있다. 네 입이 네 자신을 쳤다.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를 죽였다고 스스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분노한 것은 사울 개인에 대한 충성심만이 아니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지위 자체를 침범하는 것은 다윗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선이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도 그를 손대지 않았다. 그 원칙은 일관되다.





활의 노래

16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었다. 유다(Judah) 자손에게 활 쏘기를 가르치라고 명했다. 이 애가는 야살의 책(the Book of Jashar · ㉸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고대 시가 모음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도 인용된다. 본문 자체는 전해지지 않는다. “활의 노래”라는 제목은 히브리어 본문의 첫 단어 “활”(קֶשֶׁת)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히브리 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치적 목적이 아닌 순수한 애도가 담겨 있다.

17 다윗이 이 조가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 불렀다.

18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느냐.

19 이것을 가드에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 공포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20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말아라. 처음 익은 것들이 나는 밭이 없어라.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더럽혀졌음이라.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받지 못한 것처럼 버려졌도다.

21 요나단의 활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용사들의 피와 죽임당한 자들의 기름으로 충실하였도다.

22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서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으며, 죽어서도 서로 떠나지 않았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도다.

23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붉은 옷을 입혔으며, 너희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었도다.

24 어찌하여 용사들이 전쟁 가운데 쓰러졌느냐.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5 내 형 요나단이여, 나는 너를 인하여 슬프다. 네가 내게 심히 아름다웠음이라. 네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6 어찌하여 용사들이 쓰러졌으며, 싸우는 무기들이 망하였느냐.

이 노래에서 다윗은 원수였던 사울을 원망하지 않는다.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말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드(Gath)를 가리킨다. 적에게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길보아 산을 향한 저주 — 비도 이슬도 내리지 말라 — 는 히브리 시에서 보기 드문 자연에 대한 저주다. 요나단을 향한 마지막 절은 고대 히브리 남성 우정의 언어로 읽힌다. 사랑, 아름다움, 그리움. 신약이나 현대적 해석이 덧붙이기 이전에, 이 노래는 그냥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벗을 잃은 절규다.



다음 장 —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간다. 유다 지파가 그를 왕으로 기름 붓는다. 그러나 북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다.




사무엘하 2장 — 두 왕, 두 진영


헤브론으로

1 그 뒤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내가 유다 성읍들 중 한 곳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거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Hebron)으로.”

2 다윗이 두 아내와 함께 올라갔다. 이스르엘(Jezreel) 여인 아히노암(Ahinoam)과 갈멜 사람 나발(Nabal)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Abigail)이었다.

3 다윗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각자의 가족도 데려갔다. 그들이 헤브론 성읍들에서 살았다.

4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약 30킬로미터에 위치한다. 유다 지파의 심장부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던 곳이고, 족장들의 묘가 있는 곳이다. 다윗의 첫 번째 왕도는 거기서 시작된다.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북쪽에는 아직 사울 왕가의 그늘이 남아 있었고, 다윗은 자기 기반인 유다부터 굳혔다.

다윗은 야베스 길르앗(Jabesh-gilead)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들었다.

5 그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 지냈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6 여호와가 너희에게 은혜와 진실함을 베푸시기를,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

7 이제 너희는 손이 강하여지고 용감히 행하라. 너희의 주 사울이 죽었으나, 유다 족속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일찍이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사울의 첫 전투가 그 도시를 구해준 것이었다(사무엘상 11장). 그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온 것도 그 때문이었다. 다윗은 이 충성을 알아보고 손을 내밀었다. 정치이기도 했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을 향한 진심이기도 했다.





이스보셋의 북왕국

8 사울의 군대장관 넬(Ner)의 아들 아브넬(Abner)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Ish-bosheth · ㉸ 이스바알)을 데리고 마하나임(Mahanaim)으로 건너갔다.

9 그가 이스보셋을 길르앗(Gilead)과 아술(Ashurites)과 이스르엘(Jezreel)과 에브라임(Ephraim)과 베냐민(Benjamin)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10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사십 세였다. 그가 이 년을 다스렸다.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다.

11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칠 년 육 개월이었다.

이스보셋의 본래 이름은 에스바알(Eshbaal — “바알의 사람”)이었다. 역대상 8장 33절에 그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사무엘하의 저자들은 “바알”이라는 신 이름을 “보셋(bosheth — 수치)”으로 바꿔 불렀다. 바알 숭배를 혐오했던 편집자들의 신학적 수정이다. 아브넬은 실질적인 권력자였다. 이스보셋은 군사력을 가진 삼촌뻘 아브넬에게 의존하는 허약한 왕이었다.





기브온 못의 결투

12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Gibeon)으로 갔다.

13 스루야의 아들 요압(Joab)과 다윗의 신하들도 나와 기브온 못 가에서 마주쳤다. 두 편이 못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이쪽 한편, 저쪽 한편.

14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우리 앞에서 무예를 겨루게 하자.”

요압이 말했다. “일어나게 하자.”

15 그들이 일어나 수를 세어 나아갔다.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서 열두 명, 다윗의 신하 중에서 열두 명.

16 각자가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을 상대방의 옆구리에 꽂았다. 다 함께 쓰러졌다. 그 곳의 이름이 헬갓 핫수림(Helkath-hazzurim — ‘칼날 들판’) 이라 불렸다. 기브온에 있다.

17 그 날 싸움이 매우 치열했다.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패했다.

기브온 못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9킬로미터 지점이다. 1956년 미국 고고학자 제임스 프리처드(James B. Pritchard)가 이 현장을 발굴했다. 바위를 깎아 만든 거대한 원형 저수조가 발견되었다. 물통 안쪽에 “기브온”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항아리 손잡이가 나왔다. 본문의 기브온 못이 실재했음을 보여준다.





아사헬의 추격과 죽음

18 거기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었다. 요압과 아비새(Abishai)와 아사헬(Asahel)이었다. 아사헬은 들노루처럼 발이 빨랐다.

19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았다. 뒤로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만 쫓았다.

20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는 아사헬이냐?”

“그렇소.”

21 아브넬이 말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비켜, 젊은이들 중 하나를 붙잡아 그의 갑옷을 빼앗아라.” 아사헬이 물러서지 않았다.

22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말했다.

“나를 뒤쫓지 마라. 어째서 내가 너를 쳐서 땅에 넘어뜨려야 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의 낯을 어떻게 보겠느냐?”

23 그가 물러서지 않았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이 등으로 나왔다. 아사헬이 거기서 쓰러져 죽었다. 그가 쓰러진 곳에서 발을 멈추었다.

24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뒤쫓았다. 해가 질 무렵, 기브온 광야 길가 기아(Giah) 앞 암마(Ammah) 언덕에 이르렀다.

25 베냐민 자손이 아브넬을 따라 모여 한 무리를 이루고 언덕 꼭대기에 섰다.

26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쳤다.

“칼이 영원히 삼키겠느냐? 결국은 쓴 것이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언제 네가 백성들에게 그 형제들을 뒤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27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네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이 아침부터 그 형제들을 뒤쫓다 그쳤을 것이다.”

28 요압이 나팔을 불었다. 모든 백성이 멈추었다. 더 이스라엘을 뒤쫓지 않았다. 싸우지도 않았다.

29 아브넬과 그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걸어 아라바(Arabah — 요단 강 골짜기)를 지나 요단 강을 건너 온 비드론(Bithron)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30 요압이 아브넬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모든 백성을 모았다. 다윗의 신하 중 열아홉 명과 아사헬이 없어졌다.

31 다윗의 신하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의 사람들 중 삼백육십 명을 쳤다.

32 그들이 아사헬을 들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버지 묘에 장사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 헤브론에 날이 밝을 때 이르렀다.



다음 장 — 싸움은 길어졌다. 다윗의 집은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약해졌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 문제로 이스보셋과 갈라선다.




사무엘하 3장 — 아브넬, 끝나지 않은 협상


길어지는 전쟁

1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2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다. 맏아들은 암논(Amnon)이었다.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았다.

3 둘째는 길르압(Kileab)이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낳았다. 셋째는 압살롬(Absalom)이었다. 그술(Geshur) 왕 달매의 딸 마아가(Maacah)가 낳았다.

4 넷째는 아도니야(Adonijah)였다. 학깃이 낳았다. 다섯째는 스바댜(Shephatiah)였다. 아비달이 낳았다.

5 여섯째는 이드르암(Ithream)이었다.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았다. 이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여섯 아들, 여섯 어머니. 다윗의 헤브론 시절은 정치적 결혼의 연속이었다. 그술 왕의 딸 마아가 — 이 결혼은 동쪽 아람 국경 지대와의 동맹을 위한 외교였다. 그녀에게서 압살롬이 태어났다. 그 아들이 나중에 다윗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힌다.





아브넬의 이탈

6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자기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7 사울에게는 리스바(Rizpah)라는 첩이 있었다. 아야(Aiah)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습니까?”

8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크게 화를 냈다.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네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왔다. 다윗의 손에 너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의 일로 내게 허물을 찾느냐?

9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그렇게 하시고 더하시기를 빈다.

10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기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좌에 세우겠다.”

11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왕권을 차지한다는 선언이었다. 고대 근동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이다. 아브넬이 실제로 리스바와 동침했는지, 이스보셋이 오해한 것인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항의는 권력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실권자는 분명히 아브넬이었고, 이스보셋은 그것을 정면에서 건드렸다가 역풍을 맞았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다

12 아브넬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냈다.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와 언약을 맺으십시오. 내 손이 당신과 함께하여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돌이키겠습니다.”

13 다윗이 말했다.

“좋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겠다. 다만 한 가지를 내가 너에게 요구한다. 사울의 딸 미갈(Michal · ㉸ 미칼)을 데려오지 않고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14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냈다.

“내 아내 미갈을 돌려주어라. 그녀는 블레셋 사람의 포피 백 개를 치르고 내가 취한 아내다.”

15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그 남편 라이스(Laish)의 아들 발디엘(Paltiel)에게서 데려왔다.

16 그 남편이 그녀와 함께 따라오며 바후림(Bahurim)까지 가면서 울었다.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돌아가라.” 그가 돌아갔다.

미갈은 다윗의 첫 아내였다. 사울이 다윗을 피해 도망치게 한 뒤 그녀를 발디엘에게 재혼시켰다. 다윗이 미갈을 돌려받으려 한 것은 감정만이 아니었다. 사울의 딸과 결혼한 왕 — 그 혈통이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발디엘이 바후림까지 따라오며 운 이 한 줄은 성경에서 가장 쓸쓸한 장면 가운데 하나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오다

17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했다.

“전부터 너희가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구했다.

18 이제 행하라. 여호와가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19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말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전하려고 헤브론으로 갔다.

20 아브넬이 이십 명을 거느리고 헤브론의 다윗에게 이르렀다.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21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모아 내 주 왕에게 데려오겠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언약을 맺을 것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다

22 다윗의 신하들과 요압이 군사 원정에서 돌아왔다. 많은 노략물을 가지고 왔다.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에서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간 뒤였다.

23 요압과 그 모든 군사가 도착했다. 요압에게 누군가가 말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었습니다. 왕이 그를 보냈고,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24 요압이 왕에게 가서 말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넬이 당신에게 왔는데 어째서 그를 보내셨습니까? 그가 가버렸습니다.

25 당신은 넬의 아들 아브넬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당신을 속이려고, 당신의 출입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알아보려고 온 것입니다.”

26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아브넬의 뒤에 사신들을 보내었다. 그들이 시라(Sirah)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려왔다. 다윗은 몰랐다.

27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척했다. 거기서 배를 찔렀다. 아사헬의 피 때문이었다. 아브넬이 죽었다.

요압의 동기는 하나였다. 아사헬 —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죽인 요압의 동생. 하지만 아사헬의 죽음은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브넬은 오히려 막으려고 경고했다. 요압의 복수는 공적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본질은 사적 원한이었다. 그리고 이 암살은 다윗이 세우려던 통일의 다리를 무너뜨릴 뻔했다.

28 다윗이 뒤에 이 일을 듣고 말했다.

“나와 내 나라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29 그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에 있을 것이다.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 걸린 자나 나병 걸린 자나 지팡이 짚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부족한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0 요압과 그 형제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애가를 부르다

31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아브넬 앞에서 슬피 울어라.”

왕 다윗도 상여 뒤를 따랐다.

32 그들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했다. 왕이 아브넬의 묘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 모든 백성도 울었다.

33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었다.

아브넬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이 죽었느냐.

34 네 손이 결박당하지 않았고, 네 발이 놋쇠로 묶이지 않았다. 그러나 불의한 자녀의 앞에서 쓰러졌다.

모든 백성이 다시 그를 위해 울었다.

35 날이 밝기 전에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먹을 것을 권했다. 다윗이 맹세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빈다.”

36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좋게 여겼다.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백성이 좋게 여겼다.

37 이 날 모든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

38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큰 지도자가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9 나는 오늘 비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약하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은 나보다 강하다. 여호와가 악을 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솔직한 고백이다. “나는 약하고 스루야의 아들들은 강하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다. 군사적으로 너무 유능하고 충성스러워서 처벌하기 어려웠다. 다윗은 이 구조적 딜레마를 평생 안고 살았다. 요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다윗 왕권의 가장 큰 약점 가운데 하나였다.



다음 장 — 이스보셋이 두 부하에게 암살당한다.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아브넬 때와 같다.




사무엘하 4장 — 이스보셋의 최후


공포가 번지다

1 넬의 아들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보셋의 귀에 들어갔다. 그의 손이 약해졌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다.

2 이스보셋에게는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바아나(Baanah), 다른 하나는 레갑(Rechab)이었다. 베냐민(Benjamin) 지파의 브에롯(Beeroth) 사람 림몬(Rimmon)의 아들들이었다.

브에롯도 베냐민에 속한 것으로 여겨졌다.

3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Gittaim)으로 도망하여 지금까지 거기서 외인으로 살았다.

4 사울의 아들 요나단(Jonathan)에게는 두 발을 다 저는 아들이 있었다. 므비보셋(Mephibosheth · ㉸ 므피보셋)이라 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왔을 때 그 아이 나이가 다섯 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서둘러 달아나는 중에 그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가 다리를 절게 되었다.

이 한 절은 후에 9장에서 길게 펼쳐질 이야기를 미리 심어 놓는다.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잊히지 않는다. 사울 왕가의 멸망 속에서도 다윗이 기억하는 이름이 있었다.





한낮의 암살

5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뜨거운 낮 시간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렀다. 이스보셋은 한낮의 더위에 침상에서 자고 있었다.

6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찔렀다.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가 빠져나갔다.

7 그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이 침실의 침상에서 자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치고 죽여 머리를 잘랐다.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

8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의 다윗에게 가져왔다.

“내 주 왕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주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서 갚으셨습니다.”





다윗의 심판

9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아나에게 대답했다.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10 누가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 생각하고 내게 전한 자가 있었다.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것이 내가 그 소식에 준 상이었다.

11 하물며 의인을 자기 집 침상에서 죽인 악한 자들이겠느냐. 내가 이제 그 피를 너희 손에서 갚고,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12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죽이게 했다. 그들의 손발을 잘라 헤브론 못 가에 달아 두었다.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 아브넬의 묘에 장사했다.

레갑과 바아나는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 계산했다. 같은 실수를 아말렉 청년이 먼저 했고 같은 결과를 맞았다. 다윗에게 “왕의 원수를 없앴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았다. 왕권의 정당성은 그런 방식으로 쌓지 않는다 — 이것이 다윗이 일관되게 보여준 원칙이었다. 두 번 모두, 다윗은 왕위를 향한 지름길을 거절했다.

이스보셋의 통치 2년은 이렇게 끝났다. 사울 왕가의 마지막 유효한 줄기가 끊겼다. 이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모든 눈이 헤브론을 향한다.



다음 장 — 온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으로 온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눈을 돌린다.




사무엘하 5장 — 시온을 손에 넣다


온 이스라엘의 왕

1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2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것은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3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의 왕에게 이르렀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4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삼십 세였다. 사십 년을 다스렸다.

5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을 유다를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는 삼십삼 년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두 단계 즉위.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심장이었다. 다윗 자신의 지파 기반이었고, 거기서 남방 권력을 굳혔다. 예루살렘은 전혀 달랐다.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 도시였고, 북쪽과 남쪽 사이의 경계 지점이었다.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전략적으로 완벽한 선택이었다.





예루살렘 정복

6 왕과 그 부하들이 여부스(Jebus — 예루살렘의 가나안 이름) 주민에게로 갔다. 그 땅의 가나안 주민들이었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자와 저는 자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

다윗이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말이었다.

7 다윗이 시온(Zion) 산성을 점령했다. 이것이 다윗 성이다.

8 다윗이 그 날 말했다.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가 물 터널에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움받는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치라.”

그래서 “눈먼 자와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생겼다.

예루살렘 정복의 방식은 아직 논쟁 중이다. “물 터널”이 무엇인지 학자들이 갈린다. 1867년 영국 탐험가 찰스 워런(Charles Warren)이 예루살렘 성벽 안쪽에서 수직 갱도(워런 갱도)를 발굴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갱도를 통해 다윗의 부하들이 성 안으로 침투했다고 본다. 다른 학자들은 히브리어 ’친노르(tsinnor)’를 갱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석한다. 이스라엘 고고학자 엘랏 마자르(Eilat Mazar)는 2005-2008년 시온 산 발굴에서 대형 석조 구조물을 찾아내 다윗 궁전으로 주장했다. 핀켈슈타인(Israel Finkelstein)은 연대 측정이 더 이르다고 반박한다. 논쟁은 계속된다.

9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불렀다. 다윗이 밀로(Millo — 성벽 안을 채운 석조 구조물)에서 성 안쪽까지 건축했다.

10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기 때문이었다.





두로의 히람

11 두로(Tyre · ㉸ 티로) 왕 히람(Hiram)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도 함께 보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

12 다윗이 여호와가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다. 또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셨음을 알았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의 도시국가였다. 현대 레바논 남부 해안에 위치한다. 히람은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의 핵심 세력이었다. 그의 삼나무와 기술자들은 다윗의 왕궁 건축에 투입되었다. 이 동맹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지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토대가 된다. 페니키아의 목재와 기술력, 이스라엘의 농업 잉여물과 군사력의 교환이었다.





더 늘어나는 자녀들

13 다윗이 헤브론에서 온 뒤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후궁과 아내를 취했다. 더 많은 아들과 딸이 태어났다.

14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다. 삼무아(Shammua), 소밥(Shobab), 나단(Nathan), 솔로몬(Solomon),

15 입할(Ibhar), 엘리수아(Elishua), 네벡(Nepheg), 야비아(Japhia),

16 엘리사마(Elishama), 엘랴다(Eliada), 엘리벨렛(Eliphelet).

열한 아들의 이름 목록이다. 솔로몬이 그 중에 있다. 나단도 있다 — 다음 세대에 나단 예언자가 다윗을 대면하게 될 때, 이 이름이 겹쳐 혼동을 일으키곤 한다. 이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고, 예언자 나단은 별도의 인물이다.





블레셋과의 두 전투

17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받은 것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18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Rephaim) 골짜기에 진을 쳤다.

19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

20 다윗이 바알브라심(Baal-perazim)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을 쳤다.

“여호와가 물이 흘러넘치듯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흘러넘치게 하셨다.”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했다.

21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버리고 갔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우상들을 가져갔다.

22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23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balsam trees)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칠 것을 기다려라.

24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 소리가 들릴 때, 빨리 나아가라. 그 때가 여호와가 블레셋 군대를 치러 네 앞에 나간 것이다.”

25 다윗이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행했다. 게바(Geba)에서 게셀(Gezer)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두 번의 블레셋 전투는 방법이 다르다. 첫 번째는 정면 돌파, 두 번째는 우회 기습. 매번 다윗이 먼저 여호와께 묻는 것이 반복된다. 같은 상황, 다른 전략. 본문은 이것을 여호와의 다양한 지시로 설명한다. 전략의 유연함이 다윗 군사적 성공의 배경으로 암시된다.



다음 장 —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다. 첫 시도는 재앙으로 끝난다.




사무엘하 6장 — 춤추는 왕, 냉소하는 왕비


언약궤를 옮기다

1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고른 자 삼만 명을 다시 모았다.

2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바알레 유다(Baale-judah — ‘유다의 주인들’) 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었다.

3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아비나답(Abinadab)의 집에서 가져왔다. 아비나답의 아들들 웃사(Uzzah)와 아히오(Ahio)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4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덕 위로 가져올 때, 아히오가 궤 앞에서 걸어가고

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

6 그들이 나곤(Nacon)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소들이 뛰었기 때문이었다.

7 여호와가 웃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거기서 치셨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8 다윗이 여호와가 웃사를 치셨으므로 분하여했다. 그 곳의 이름을 베레스 웃사(Perez-uzzah — ‘웃사의 터짐’) 라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부른다.

웃사의 죽음은 성경 독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장면 중 하나다. 궤가 쓰러질까봐 잡은 것인데 왜 죽었는가. 율법은 궤를 수레에 싣지 말고 레위 사람이 어깨로 메도록 규정했다(민수기 4장). 블레셋이 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를 사용했고, 그 방식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른 것이 문제였다. 규정된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재앙의 출발점이었다. 웃사 개인의 의도보다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9 다윗이 그 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말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겠느냐?”

10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City of David)으로 옮겨 오기를 싫어하여, 가드(Gath) 사람 오벧에돔(Obed-edom)의 집으로 옮겨 두었다.

11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다. 여호와가 오벧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다시 시도

12 다윗 왕에게 어떤 이가 아뢰었다.

“여호와가 궤로 말미암아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겼다.

13 여호와의 궤를 멘 자들이 여섯 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이 소와 살진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

14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에봇을 두른 채로.

15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떠들며 나팔 소리를 울리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미갈의 시선

16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17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다윗이 위해 친 장막 가운데 그 자리에 두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었다.

19 모든 백성,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0 다윗이 자기 집을 위해 복을 빌려고 돌아왔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만나러 나와 말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왕답게 행동하셨군요. 건달들이 수치 없이 하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 앞에서 알몸을 드러내셨으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다.

“그것은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다.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겠다. 내가 스스로 비천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말한 그 여종들에게는 내가 존귀하게 여김받을 것이다.”

23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두 시선이 충돌한다. 다윗의 시선 — 왕의 체면보다 하나님 앞의 기쁨이 크다. 미갈의 시선 — 왕이라면 왕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녀는 사울의 딸이었다. 사울이 지켰던 왕의 위엄과 형식의 세계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다윗의 춤은 그 세계에 대한 거부였다. 어느 쪽이 옳은가를 본문은 직접 말하지 않는다. 다만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마지막 줄만 남긴다.

고대 근동에서 왕이 신의 행렬 앞에서 춤추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수메르와 아카드의 기록에서도 왕이 신상을 맞이하며 의례적 행위를 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제사장 에봇을 두르고 춤추는 것이 달랐다. 다윗은 왕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을 함께 수행했다. 그것이 미갈에게는 왕의 품위 훼손으로 보였고,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로움이었다.



다음 장 —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한다. 그 대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답하신다.




사무엘하 7장 —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다윗의 뜻

1 왕이 자기 궁에 살게 되었을 때, 여호와가 사방 모든 원수로부터 왕에게 안식을 주셨다.

2 다윗이 선지자 나단(Nathan · ㉸ 나탄)에게 말했다.

“봐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다.”

3 나단이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왕과 함께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

4 그 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5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6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7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다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백향목 집을 짓지 않았느냐 말한 적이 있느냐?’”

8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목장에서 양 뒤를 따르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9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끊어버렸다. 내가 땅에 있는 큰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10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곳을 정하고, 그를 거기 심어 그들이 그 곳에 살게 하겠다. 다시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을 세우던 때와 같이, 악한 자들이 다시 그들을 학대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 모든 원수로부터 너를 쉬게 하겠다.’”

주목할 역전이 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다. 하나님은 그 대신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어 ’베이트(בַּיִת)’는 건물과 왕조 모두를 뜻한다. 다윗이 말한 집은 성전이고, 여호와가 약속하신 집은 왕조다. 이 말장난이 본문의 핵심이다.

11 “또 여호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12 네 날이 차고 네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굳게 하겠다.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굳게 하겠다.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겠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행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할 것이다.

15 그러나 나의 은총을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않겠다. 사울을 네 앞에서 폐하였지만.

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굳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다. 영원한 왕좌.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부 약속. 어기면 징계하겠지만 은총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겠다. 이 약속은 후대 이스라엘 신앙에 깊이 뿌리박힌다. 시편 89편과 132편이 이 언약을 찬양하고, 이 언약에서 메시아 대망이 자란다. 신약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호칭한다 — 이 영원한 왕좌의 성취로 읽는다.

1993년 이스라엘 북부 텔 단(Tel Dan)에서 아람어 비문이 발굴되었다. BC 9세기에 아람 왕이 세운 비석으로, “비트 다비드(בֵּית דָּוִד — 다윗의 집)”라는 표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다윗 왕조가 실재했음을 외부에서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고고학적 증거다. 다윗 자체의 역사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지만, 적어도 BC 9세기에 이미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다윗의 집”을 왕조 명칭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이 이 비문으로 확인된다.

17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다윗의 기도

18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말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19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것인지요. 주께서 또 종의 집에 대해 먼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관례입니까?

20 다윗이 무슨 말씀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종을 아시나이다.

21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에 있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셔서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22 그러므로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귀로 들은 것은 모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23 땅의 어떤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구속하시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름을 내시며,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나라에서부터 나라들과 그 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24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워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5 여호와 하나님이여, 종과 종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영원히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26 사람들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말할 때 주의 이름이 영원히 크게 될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굳게 될 것입니다.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28 주 여호와여, 주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29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복으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신학 선언이 아니라 경이의 표현이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 겸손은 베들레헴 목동 시절로부터 온 것이다. 다윗 언약의 무게를 느낀 사람의 말이다. 이 기도는 후대 유대교 기도 문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다음 장 — 다윗이 사방을 정복한다.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제국이 형성된다.




사무엘하 8장 — 정복의 기록


블레셋과 모압

1 이 일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고 그들의 손에서 메덱암마(Metheg-ammah — ‘통제권’)를 빼앗았다.

2 다윗이 모압을 쳐서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쟀다.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려 두었다. 모압이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줄로 재서 삼등분하고 그 중 두 몫을 처형하는 방식은 고대 전쟁 포로 처리 방법 중 하나였다. 이 기록은 간결하게 서술되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죽음이 있었다. 다윗이 모압과 왜 이렇게 가혹하게 처리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전에 다윗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긴 적도 있었다(사무엘상 22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은 침묵한다.





아람 원정

3 다윗이 유프라테스(Euphrates) 강 쪽 자기 세력을 회복하러 가던 소바(Zobah · ㉸ 초바) 왕 르홉(Rehob)의 아들 하닷에셀(Hadadezer)을 쳤다.

4 다윗이 그의 기병 천칠백과 보병 이만 명을 사로잡았다. 다윗이 병거 말 중에서 백 대는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5 다마스쿠스(Damascus · ㉸ 다마스쿠스 — 현대 시리아 수도)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왔다.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이천 명을 쳤다.

6 다윗이 다마스쿠스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 아람이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그를 이기게 하셨다.

7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8 하닷에셀의 성읍 베다(Betah)와 브로대(Berothai)에서 왕이 놋을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왕의 선물

9 하맛(Hamath) 왕 도이(Toi)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쳤다는 말을 듣고,

10 아들 요람(Joram)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안부를 묻고 하닷에셀을 친 것을 하례했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자주 전쟁했기 때문이었다. 요람이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져왔다.

11 다윗 왕이 그것도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드렸다.

12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 아말렉에서 빼앗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취한 노략물을 드렸다.





에돔 정복

13 다윗이 소금 골짜기(Valley of Salt)에서 에돔 사람 만팔천 명을 친 뒤에 돌아오며 이름을 얻었다.

14 다윗이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이 모두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그를 이기게 하셨다.

에돔은 사해 동남쪽 산악 지대다. 현대 요르단 남부에 해당한다. 구리 광산이 있었다. 다윗의 에돔 지배는 구리 자원 확보를 의미했다. 훗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쓰인 청동의 많은 부분이 이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학자들은 본다.





다윗의 신하들

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이 그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16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었다. 아힐룻(Ahilud)의 아들 여호사밧(Jehoshaphat)은 사관이었다.

17 아히둡(Ahitub)의 아들 사독(Zadok)과 아비아달(Abiathar)의 아들 아히멜렉(Ahimelech)은 제사장이었다. 스라야(Seraiah)는 서기관이었다.

18 여호야다(Jehoiada)의 아들 브나야(Benaiah)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통솔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다.

이 명단은 다윗 왕국의 관료 체계를 보여준다. 군대장관, 사관(서기관급 행정가), 제사장, 서기관, 친위대 지휘관. 이 구조는 이집트와 페니키아의 행정 모델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윗 왕국이 유목 지도자의 군사집단에서 정규 관료제를 가진 국가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목록이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크레타 출신 용병 집단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다윗의 친위대는 외국 용병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장 — 전쟁 이야기가 멈춘다. 다윗이 묻는다.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사무엘하 9장 — 므비보셋, 왕의 식탁에 앉다


잊지 않은 약속

1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해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2 사울의 집에 시바(Ziba)라는 종이 있었다. 다윗에게 데려왔다. 왕이 물었다.

“네가 시바냐?”

“당신의 종입니다.”

3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베풀겠다.”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입니다.”

4 왕이 물었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Lo-debar)에 있는 마길(Makir)의 아들 암미엘(Ammiel)의 집에 있습니다.”

5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므비보셋

6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Mephibosheth · ㉸ 므피보셋)이 다윗에게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다윗이 말했다. “므비보셋아.”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7 다윗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위해 네게 은혜를 베풀겠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네게 돌려주겠다.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8 그가 절하며 말했다.

“당신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런 죽은 개 같은 자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자.”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것은 고대 근동 외교 언어의 관용 표현이다. 왕 앞의 신하가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므비보셋의 처지는 과장이 아니었다. 멸망한 왕가의 후손, 두 발 모두 절름발이, 외진 곳 로드발에 숨어 살던 사람. 그에게 다윗의 부름은 생의 새 출발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을 것이다.





왕의 식탁

9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 말했다.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네 주의 손자에게 주었다.

10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해 농사를 지어 음식을 갖다 줘라. 네 주의 손자 므비보셋이 항상 내 식탁에서 먹을 것이다.”

시바에게는 아들 열다섯 명과 종 스무 명이 있었다.

11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께서 당신의 종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겠습니다.”

므비보셋은 왕의 아들 중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12 므비보셋에게는 미가(Mica)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시바의 집에 사는 자들이 다 므비보셋의 종이 되었다.

13 므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살며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 두 발이 다 저는 사람이었다.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된다. 반복 자체가 강조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식탁은 정치적 지위와 보호의 상징이었다. 왕과 함께 먹는 자는 왕의 보호 아래 있다. 므비보셋이 거기 앉는 것은 은혜의 선언이었다.

이 장 전체는 다윗과 요나단의 맹약(사무엘상 18장, 20장)을 기억하게 한다.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고 “나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했다. 다윗은 잊지 않았다. 왕이 되고 나서도, 원수의 가문에게도, 그 약속을 지켰다. 사무엘하 전체에서 이 장이 가장 고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 중 하나인 이유가 거기 있다.



다음 장 — 암몬과 아람이 손잡는다. 다윗의 조문 사절이 모욕을 당한다. 전쟁이 시작된다.




사무엘하 10장 — 모욕에서 시작된 전쟁


선의가 오해받다

1 이 뒤에 암몬(Ammon)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Hanun)이 그 대신 왕이 되었다.

2 다윗이 말했다.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어 그 아버지에 대하여 하눈을 위로하게 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

3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자기 주 하눈에게 말했다.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조문꾼을 보낸 것 같습니까? 다윗이 이 성을 정탐하고 살피고 탐지해 뒤집으려고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까?”

4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씩을 깎고 의복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 보냈다.

5 다윗에게 사람이 와서 알렸다. 다윗이 그들을 만나러 사람을 보냈다. 수염이 대단히 창피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왕이 말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Jericho)에 머물다 오너라.”

수염을 절반 깎는 것은 극도의 모욕이었다. 고대 근동에서 수염은 남성의 존엄과 직결되었다. 조문 사절의 수염을 깎고 옷을 반으로 자르는 것은 그 나라의 왕과 국격 자체를 모욕하는 행위였다.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눈이 지도자들의 말을 믿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

6 암몬 자손이 다윗 앞에서 냄새가 나게 된 것을 보고, 벧르홉(Beth-rehob) 아람 사람과 소바(Zobah) 아람 사람 보병 이만 명, 마아가(Maacah) 왕과 그 군사 천 명, 돕(Tob) 사람 만이천 명을 고용했다.

7 다윗이 듣고 요압과 온 군대를 보냈다.

8 암몬 자손이 나와 성문 어귀에 전쟁 대형을 갖추었다.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들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들판에 따로 있었다.

9 요압이 앞뒤로 전선이 형성된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정예병 중에서 뽑아 아람 사람들을 향하여 대열을 갖추었다.

10 남은 백성은 그의 형제 아비새의 손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한 대열을 갖추게 했다.

11 요압이 말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라.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12 힘을 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담대하게 싸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다.”

13 요압과 그 부하들이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쳤다.

14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 것을 암몬 자손이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이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아람 원정

15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다시 모였다.

16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쪽 아람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들이 헬람(Helam)에 이르렀다. 하닷에셀의 군대장관 소박(Shobach)이 그들을 거느렸다.

17 다윗에게 알려졌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 강을 건너 헬람에 이르렀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전열을 갖추고 싸웠다.

18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이 아람의 병거 칠백 대와 기병 사만 명을 죽이고, 군대장관 소박도 쳤다. 그가 거기서 죽었다.

19 하닷에셀에게 속해 있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겼다.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이 아람 원정으로 다윗 왕국은 유프라테스 강 일대까지 세력권을 넓혔다. 다윗 왕국의 최대 영토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솔로몬 제국”이라 부르는 시기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제국의 규모에 대해 논쟁이 있다. 최대주의자들은 대제국이었다고 보고, 최소주의자들은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본다. 1993년 텔 단 비문의 “비트 다비드” 표기는 적어도 다윗 왕조가 주변 강대국들에게 알려진 존재였음을 증명한다.



다음 장 — 봄이 되었다. 왕들이 나가 싸울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사무엘하 11장 — 밧세바와 우리아


왕이 남아 있었다

1 해가 돌아와 왕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가 되었다. 다윗이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Rabbah · ㉸ 라빠 — 현대 요르단 수도 암만)를 포위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왕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라는 표현은 봄의 군사 시즌을 가리킨다. 우기가 끝나고 전쟁에 적합한 계절이 됐다는 뜻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이 한 줄이 이어질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본문은 판단을 내리지 않지만 독자는 느낀다 —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다.





지붕 위에서 본 것

2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걷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3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다.

“저 여인은 헷(Heth) 사람 우리아(Uriah)의 아내 밧세바(Bathsheba)가 아닙니까?”

4 다윗이 사신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 여인이 그에게로 왔다. 그가 그녀와 동침했다. 그 여인이 월경의 부정함에서 깨끗해진 때였다.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 장면을 읽는 방식이 중요하다. 다윗은 왕이었다. 밧세바는 신하의 아내였다. 권력의 비대칭이 있었다. 왕이 사람을 보내 데려오고 그녀가 왔다 — 그녀에게 거절의 여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현대 독자들이 이 장면에서 권력의 강압을 읽는 것은 근거 없는 읽기가 아니다. 동시에 본문은 밧세바의 내면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없다.

5 그 여인이 임신하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알렸다.

“내가 임신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오다

6 다윗이 요압에게 사신을 보내었다.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7 우리아가 오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백성의 안부와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물었다.

8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집에 내려가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왔다. 왕의 음식이 뒤따라 보내졌다.

9 그런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았다. 왕궁 문에서 자기 주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잤다.

10 다윗에게 사람이 아뢰었다.

“우리아가 자기 집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네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집에 내려가지 않았느냐?”

11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 안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신하들이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내가 어찌 자기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동침하겠습니까? 임금님의 살과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아는 헷 사람, 즉 가나안 출신 외국인이었다. 이스라엘 군인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는 전쟁 중 금욕 규정을 이스라엘 왕보다 더 엄격하게 지켰다. 신명기 23장 9-14절은 전쟁터에 나간 군사는 성적 부정함을 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리아는 그 원칙을 지켰다. 외국인이 이스라엘인보다 율법에 충실한 역설이다.

12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다.

“오늘도 여기 있어라. 내일 보내겠다.”

우리아가 그 날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다윗이 그를 불러 먹고 마시게 해서 그를 취하게 했다. 저녁에 나갔다.

13 우리아는 자기 침상에 자기 주의 신하들과 함께 눕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편지 속의 명령

14 아침이 되었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다.

15 그가 편지에 쓴 내용이었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에 세웠다가, 너희가 뒤로 물러서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다윗이 쓴 편지를 우리아가 직접 들고 갔다. 그 편지 안에 자기 죽음의 명령이 적혀 있었다. 우리아는 몰랐다. 이 장면의 잔인함은 그 지식의 비대칭에 있다. 다윗은 알았고, 우리아는 몰랐다.

16 요압이 성을 지켜보다가 용맹한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17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다윗의 신하들 중 몇 명이 쓰러졌다.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18 요압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다윗에게 알리려고 사신을 보냈다.

19 사자에게 명했다.

“왕에게 전쟁의 모든 상황을 다 아뢴 뒤에,

20 왕이 노하여 ’어찌하여 성에 그리 가까이 다가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벽 위에서 쏠 것을 몰랐느냐?

21 누가 아비멜렉을 쳤느냐? 데베스에서 한 여인이 성벽 위에서 맷돌 조각을 던져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성벽에 그리 가까이 갔느냐?’ 하시면, ’당신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라고 아뢰어라.”

22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요압이 보낸 모든 것을 아뢰었다.

23 사자가 다윗에게 아뢰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여 우리를 향해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문 어귀까지 그들을 쫓았습니다.

24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당신의 신하들에게 쏘아 왕의 신하 중 몇 명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25 다윗이 사자에게 말했다.

“요압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아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성을 향해 더욱 강하게 싸워 무너뜨리라. 그에게 힘을 내라.”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이 말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죄책감을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덮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야기가 보여주듯, 그것은 덮이지 않았다.





밧세바의 애도, 그리고 결혼

26 우리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해 애도했다.

27 상이 지나가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녀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마지막 줄이 핵심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 한 문장이 11장 전체의 무게를 담는다.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미 보여주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선언한다. 이 문장은 다음 장을 부른다.



다음 장 — 나단이 다윗을 찾아온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무엘하 12장 —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나단의 비유

1 여호와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자요 하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2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습니다.

3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에게 딸과 같았습니다.

4 그런데 한 나그네가 부자에게 왔습니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끼어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5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해 크게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6 그가 어린 양을 빼앗았고 그와 같이 무자비했으니, 그 어린 양을 네 배로 갚을 것이다.”

7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순간 중 하나다.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했다.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다. 비유는 그렇게 작동한다. 경계가 내려가 있을 때 진실이 들어온다. 예수의 비유 신학의 선례가 여기에 있다. 이야기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방법.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다.

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주었다. 그것도 부족했다면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주었을 것이다.

9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헷 사람 우리아를 칼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다.

10 그러므로 이제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11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겠다. 그가 대낮에 네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

12 너는 그 일을 몰래 행했지만, 나는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행할 것이다.”

나단의 심판 선언은 구체적이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아내들이 빼앗긴다. 다음 장들에서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독자는 보게 된다. 암논과 다말,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이 왕궁 지붕 위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장면. 심판은 같은 방식으로 돌아온다.





다윗의 고백

13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14 그러나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들이 크게 비방할 기회를 얻었으니, 당신에게서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호와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셔서 아이가 심히 아팠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짧은 고백이다. 하지만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가장 선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사울도 죄를 지었다. 그러나 사울은 회피했고, 변명했고, 책임을 남에게 돌렸다. 다윗은 직접 고백했다. 시편 51편은 이 고백의 연장선으로 읽히는 참회 시다 — “주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첫째 아이의 죽음

16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구했다. 다윗이 금식하며 밤마다 땅에 엎드려 잤다.

17 왕의 집 어른들이 그를 땅에서 일으키려 했으나 그가 일어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 않았다.

18 칠 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다. 살아 있을 때에도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자해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19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다.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20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경배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달라고 했다.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먹었다.

21 신하들이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는 금식하며 우셨는데, 아이가 죽으니 일어나 잡수십니까?”

22 다윗이 말했다.

“아이가 살아 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며 운 것은 혹시 여호와가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23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어찌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이킬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윗의 이 말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자신을 추스르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은 유대교 전통에서 사후 세계에 대한 암시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부활 소망의 표현으로 읽혀 왔다. 본문 자체는 그 이상을 말하지 않는다.





솔로몬의 탄생

24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녀에게로 들어가 동침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 이름을 솔로몬(Solomon)이라 했다.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셨다.

25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이름을 여디디야(Jedidiah —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라고 하셨다.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첫 아들은 죽었다.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다. 그가 다음 왕이 된다. 이 이름 “여디디야”는 하나님의 선택과 용서를 함께 담는다. 죄의 결과와 은혜의 지속이 한 가정 안에 공존한다. 이것이 다윗 이야기의 긴장이다.





랍바 함락

26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Rabbah)를 공격하여 왕성을 점령했다.

27 요압이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었다.

“내가 랍바를 공격하여 수원을 점령했습니다.

28 이제 나머지 백성을 모아 성에 진을 치고 점령하십시오. 내가 성을 점령하면 내 이름이 거기에 불릴까 합니다.”

29 다윗이 모든 백성을 모아 랍바로 가서 싸워 점령했다.

30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다.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였고 귀한 보석이 박혀 있었다. 그것을 다윗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다. 다윗이 성에서 노략물을 매우 많이 가져왔다.

31 그 안의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곡갱이와 철도끼를 시켰으며, 벽돌 가마를 통해 일하게 했다.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도 그같이 했다.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2장은 랍바 함락으로 끝난다. 다윗의 군사적 정점. 그러나 이 승리는 이미 그림자 아래 있다. 나단이 선언한 심판 —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 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다음 장들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낸다. 다윗이 지붕 위에서 한 선택의 파장은 그의 생애 끝까지 이어진다.



다음 장 —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모한다. 그 사랑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무엇을 기억하는지.




사무엘하 13장 — 다말의 잿빛 옷


암논의 집착

1 다윗의 아들 압살롬(Absalom)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다. 이름은 다말(Tamar · ㉸ 타마르)이었다.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Amnon)이 그녀를 사랑했다.

2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몸이 상할 만큼 괴로워했다. 그녀가 처녀였으므로 쉽게 다가갈 방법이 없었다.

암논과 다말은 이복 남매였다. 다말의 어머니는 마아가(Maacah)였고, 암논의 어머니는 아히노암(Ahinoam)이었다. 이복 남매 사이의 혼인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도 이복 여동생 사라와 혼인했다), 모세 율법 레위기 18장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한다.

3 암논에게 요나답(Jonadab)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다윗의 형 시므아(Shimeah)의 아들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다.

4 요나답이 물었다. “왕자님, 어찌 나날이 그리 파리해지십니까? 말씀해 주시지 않으렵니까?”

암논이 말했다. “나는 내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한다.”

5 요나답이 말했다. “침상에 누우십시오. 아픈 척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문병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제 누이 다말이 와서 음식을 먹여 주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 그 손으로 먹이면 좋겠습니다.’”





덫이 놓이다

6 암논이 누워 아픈 척했다. 왕이 문병을 왔다. 암논이 왕에게 말했다. “누이 다말이 와서 제 보는 앞에서 과자를 두어 개 만들어 그 손으로 먹여 주었으면 합니다.”

7 다윗이 다말의 집으로 전령을 보냈다. “네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어라.”

8 다말이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갔다. 그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다말이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고 그가 보는 앞에서 과자를 만들어 구웠다.

9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았다. 그런데 암논이 먹기를 거부했다. “모두 나가라.” 하인들이 모두 나갔다.

10 암논이 다말에게 말했다. “음식을 안방으로 가져와서 네 손으로 먹여 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져다가 안방 오빠 암논에게 갔다.

11 그녀가 가까이 가서 먹이려 하자 암논이 그녀를 붙들었다. “나와 함께 자라. 누이야.”

12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오빠, 안 돼요. 강제로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13 나는 이 수치를 어디 가지고 가겠어요? 오빠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될 거예요. 제발 왕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분이 나를 오빠에게 주시는 것을 막지 않으실 거예요.”

다말의 마지막 말은 절박한 협상이었다. ’아버지께 청하면 혼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로 시간을 벌려 했다. 그러나 본문은 암논이 그 말을 들으려 했는지조차 적지 않는다.

14 암논이 듣지 않았다. 그가 그녀보다 강했으므로 강제로 그녀와 함께 누웠다.





증오로 변한 것

15 그러자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했다. 그 미움이 아까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암논이 그녀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나가라.”

16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안 돼요. 나를 내쫓는 것은 나에게 한 이 나쁜 짓보다 더한 거예요.”

암논이 듣지 않았다.

17 그가 자기를 시중드는 젊은 종을 불렀다. “이 여자를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라.”

18 그 종이 그녀를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갔다.

다말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왕의 딸 처녀들은 이런 옷을 입었다.

19 다말이 재를 머리에 뿌렸다. 그 채색 옷을 찢었다. 손을 머리 위에 얹고 울면서 걸어갔다.

다말의 행동은 구약에서 극도의 슬픔과 수치를 표현하는 몸짓이었다.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는 것 — 이 세 행위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의 신호였다. 본문은 다말이 어디로 갔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말하지 않는다. 그녀는 이 장면 이후 두 번 다시 말을 하지 않는다.

20 오빠 압살롬이 그녀에게 물었다. “네 오빠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그는 네 오빠다. 이 일을 마음에 너무 담지 마라.”

다말이 오빠 압살롬의 집에 살았다. 황폐하게 지냈다.

21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들었을 때 매우 화가 났다.

히브리어 원문은 여기서 끝난다. 다윗이 화가 났다 — 그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대 사해 사본과 칠십인역에는 “암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꾸짖으려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아버지는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압살롬에게 복수의 칼을 쥐어 주었다.





압살롬의 2년

22 압살롬이 암논에게 좋게도 나쁘게도 말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했다. 그가 누이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이었다.

23 이 년이 지났다. 에브라임(Ephraim) 근처 바알하솔(Baal Hazor)에서 압살롬의 양털 깎는 일이 있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초청했다.

24 압살롬이 왕에게 가서 말했다. “이제 종의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도 함께 와 주십시오.”

25 왕이 말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가면 네게 짐이 된다.” 왕이 가기를 거부했지만 축복해 주었다.

26 압살롬이 말했다. “그러면 내 형 암논이라도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왕이 물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27 압살롬이 간청하자 왕이 허락했다.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함께 보냈다.





복수

28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명령했다. “보아라, 암논이 포도주로 기분이 좋아졌을 때 내가 ‘암논을 쳐라’ 하거든, 그를 죽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담대히 용감하게 하라.”

29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암논에게 했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각 자기 노새에 올라타 도망쳤다.

30 그들이 길에 있는데 다윗에게 소문이 왔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여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31 왕이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누웠다. 그의 모든 신하도 옷을 찢고 서 있었다.

32 요나답이 말했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이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33 왕은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습니다.”

34 압살롬은 도망갔다.

압살롬이 도망간 곳은 그술(Geshur)이었다. 외가가 있는 땅이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술 왕 달매의 딸이었다. 민족의 경계 바깥,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보초 소년이 고개를 들어보니 호로나임(Horonaim) 길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었다.

35 요나답이 왕에게 말했다.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종이 말씀드린 대로 됐습니다.”

36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와서 소리 높여 울었다. 왕과 모든 신하도 크게 울었다.





도망간 압살롬

37 압살롬이 도망가서 암미훌(Ammihud)의 아들 그술 왕 달매(Talmai)에게 갔다. 다윗은 날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슬퍼했다.

38 압살롬이 도망가서 그술에 있었다. 삼 년이었다.

39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해 마음이 풀렸다. 암논이 죽었으므로 슬픔이 가셨다.

본문이 “다윗이 나가기를 그쳐 압살롬을 보고자 마음을 돌이켰다”(개역한글 표현)고 말할 때, 이것은 용서인지 그리움인지 분명하지 않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 한 명은 무덤 안에서, 한 명은 국경 너머에서. 그 사이 다말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곳에서 황폐하게 살고 있었다.



다음 장 — 요압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이용해 압살롬의 귀환을 주선한다. 다윗이 허락한다. 그러나 압살롬은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사무엘하 14장 — 드고아에서 온 여인


요압의 계략

1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 있음을 스루야(Zeruiah)의 아들 요압(Joab)이 알았다.

2 요압이 드고아(Tekoa)에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왔다. 그녀에게 말했다.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마시오. 오래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3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말하시오.” 요압이 그녀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약 16킬로미터에 있는 마을이다. 훗날 예언자 아모스의 고향이기도 하다. 요압이 굳이 드고아까지 사람을 보낸 것은 왕이 그 여인을 모를 만큼 먼 곳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4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가서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왕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5 왕이 물었다. “무슨 일이오?”

그녀가 말했다. “저는 과부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6 당신의 여종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그들 사이를 말릴 사람이 없어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쳐 죽였습니다.

7 온 집안이 당신의 여종을 대적하여 ’형제를 죽인 자를 내놓아라. 그 동생의 목숨 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가 그 후계자를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아 있는 숯불마저 꺼져버리겠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8 왕이 여인에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소.”

9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그 죄는 저와 제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왕좌는 아무 허물이 없습니다.”

10 왕이 말했다.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뭐라고 하면 그를 내게 데려오시오. 그가 다시는 그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11 여인이 말했다. “왕이시여, 복수하는 자가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도록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아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왕이 말했다. “여호와가 살아 계신 것처럼, 그대의 아들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비유가 겨냥하는 곳

12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13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왜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왕께서 추방당한 자를 데려오지 않으심으로 왕 스스로 이런 판단을 하셨습니다.

14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땅에 쏟아져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추방당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15 이제 제가 내 주 왕께 이 말을 드리러 온 것은 백성들이 저를 두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생각했습니다.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혹시 왕께서 그 종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도 있다.’

16 왕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저와 제 아들을 끊어버리려는 자의 손에서 종을 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당신의 여종은 내 주 왕의 말씀이 안식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왕께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18 왕이 여인에게 대답했다. “내가 묻는 것을 숨기지 마시오.”

“왕이시여, 말씀하십시오.”

19 “이 모든 일에 요압의 손이 있지 않소?”

여인이 대답했다. “왕이시여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오니, 내 주 왕의 말씀에서 오른편으로도 왼편으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종 요압이 저에게 이렇게 하도록 명하고 이 모든 말을 여종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0 요압이 이 일의 형태를 바꾸려 한 것입니다. 내 주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처럼 지혜로우시니, 땅의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다

21 왕이 요압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을 승낙하겠다. 가서 젊은이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22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께 감사했다. 요압이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왕의 종이 왕께 은혜를 입은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왕이 종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23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24 그러나 왕이 말했다. “그를 자기 집으로 가게 하여라.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압살롬의 외모

25 온 이스라엘 중에 압살롬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다.

26 그가 머리카락을 깎을 때면 — 해마다 연말에 깎았는데, 너무 무거워서 깎았다 —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이백 세겔이었다.

이백 세겔은 약 2.3킬로그램이다. 정상적인 머리카락 무게가 아니다. 본문은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비범한 것으로 제시한다. 나실인 서원을 연상시키는 묘사다 — 삼손이 그랬듯이. 그 머리카락이 나중에 18장에서 그의 죽음을 불러온다. 아름다움이 함정이 되는 이야기.

27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다.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지었다. 고모의 이름이었다. 짓밟힌 여인의 이름을 딸에게 물려준 것이다. 압살롬이 그 이름을 잊지 않았다는 표시였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다

28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이 년 동안 살았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29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려고 불렀지만 그가 오지 않았다. 두 번째도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

30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봐라, 요압의 밭이 내 밭 옆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다. 가서 불을 질러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31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소?”

32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을 왕께 보내려고 했소. ’내가 왜 그술에서 돌아왔느냐? 거기 그냥 있는 편이 나았겠다’라고 말씀드려 달라고 했소. 이제 왕의 얼굴을 보고 싶소. 내게 죄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처형하시면 되오.”

33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다.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와서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 화해의 키스다. 그러나 본문은 다말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뒤에, 다말의 이름은 사라진다. 5년이 흘렀다. 압살롬은 돌아왔다. 다말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장 —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노리기 시작한다. 전차를 마련하고, 성문에 서서 백성의 마음을 훔친다. 4년이 지나 반역이 선포된다.




사무엘하 15장 — 다윗이 맨발로 오르다


성문의 압살롬

1 이 일 뒤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앞에서 달릴 사람 오십 명을 세웠다.

2 압살롬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성문 길 옆에 서곤 했다. 소송이 있어 왕에게 판결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물었다.

“당신은 어느 성에서 왔소?”

그가 유다 지파 출신이라 하면

3 압살롬이 말했다. “보시오, 당신의 말은 옳고 정당하오. 그런데 왕 편에서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소.”

4 압살롬이 또 말했다. “내가 이 땅의 재판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면 소송이나 재판 건이 있는 사람이 내게 오면 내가 그를 위해 공의를 베풀 텐데.”

5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었다.

6 왕의 판결을 받으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훔쳤다(וַיְגַנֹּב אַבְשָׁלֹום אֶת־לֵב)’ — 히브리어 원문이 그대로 이 단어를 쓴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창세기 31장)는 표현과 같은 동사다. 압살롬은 정치적 마술사였다. 그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단지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헤브론의 반역

7 사 년이 지났다.

압살롬이 왕에게 말했다. “제가 헤브론(Hebron)에 가서 여호와께 서원을 갚게 해 주십시오.

8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Geshur)에 있을 때 서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신다면, 내가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9 왕이 말했다. “평안히 가거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다.

10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비밀 전령을 보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말하라.”

11 예루살렘에서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께 갔다. 초대를 받아 간 사람들로, 아무것도 모르고 성실하게 갔다.

12 압살롬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길로(Giloh) 사람 다윗의 조언자 아히도벨(Ahithophel · ㉸ 아히토펠)을 자기 성 길로에서 불렀다. 반역이 강해졌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이 많아졌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신임받는 조언자였다. 그가 압살롬 편을 든 이유에 대해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밧세바(Bathsheba)의 할아버지였다(사무엘하 11:3과 23:34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다윗이 그의 손녀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 배경이었을 수 있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듯이 두 이름을 근접해 배치한다.





다윗의 도주

13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알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렸습니다.”

14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말했다. “일어나라. 도망해야 한다. 압살롬의 손을 피해서. 빨리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따라잡아 재앙을 내리고 성을 칼날로 칠 것이다.”

15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16 왕이 걸어서 나갔다. 온 가족이 그를 따랐다. 왕이 첩 열 명을 남겨 집을 지키게 했다.

17 왕이 걸어서 나갔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랐다. 그들이 벧 메르학(Beth-merhak — 먼 집)에 멈추었다.

18 모든 신하들이 곁을 지나갔다. 모든 그렛 사람(Kerethites)과 블렛 사람(Pelethites), 그리고 가드(Gath)에서 온 잇대(Ittai)를 따르는 육백 명이 왕 앞을 지나갔다.





잇대의 충성

19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그대도 우리와 함께 가오? 돌아가서 왕과 함께 머무시오. 그대는 외국인이고 자기 땅에서 쫓겨난 사람이오.

20 그대가 온 지 어제오늘밖에 안 됐소. 내가 그대를 우리와 함께 이리저리 떠돌게 해야 하겠소?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모르오. 그대의 동족과 함께 돌아가시오. 자비와 진실이 그대와 함께하기를.”

21 잇대가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 살아 계심으로, 또 내 주 왕이 계신 곳이 어디든, 죽든지 살든지 당신의 종도 거기 있겠습니다.”

잇대의 말은 룻이 나오미에게 한 말을 닮았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방인의 충성. 본문은 그 유사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나란히 놓을 뿐이다.

22 다윗이 잇대에게 말했다. “가시오.”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모든 사람과 그와 함께한 어린아이들이 지나갔다.

23 온 땅이 큰 소리로 울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갔다. 왕이 기드론(Kidron) 시내를 건넜다. 모든 백성이 광야 길을 향해 건너갔다.





법궤를 돌려보내다

24 보라, 사독(Zadok · ㉸ 차독)도 있었다.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 아비아달(Abiathar · ㉸ 아비아타르)도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25 왕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돌려보내시오.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그분이 나를 다시 데려다가 그 궤와 그 처소를 보게 하실 것이오.

26 그러나 그분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보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의 눈에 좋은 대로 내게 행하시기를.”

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했다. “당신은 선견자가 아니오?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 아히마아스(Ahimaaz)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Jonathan)도 함께 가시오.

28 보시오,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당신에게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소.”

29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 거기 머물렀다.

다윗이 법궤를 돌려보낸 것은 주목할 만한 결정이다. 도피하는 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 — 이것은 다윗의 신학적 고백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면, 그분의 뜻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돌아올 자격이 있다면 돌아올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다. 법궤를 꺼내 든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 믿음이었다.





올리브 산을 오르며

30 다윗이 올리브 산(Mount of Olives) 비탈길을 울면서 올라갔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었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각자 머리를 가리고 올라가며 울었다.

올리브 산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계곡 너머에 있다. 다윗이 맨발로 올라간 이 길을, 훗날 예수가 종려 가지를 받으며 내려올 것이다. 같은 산, 반대 방향. 한 사람은 울면서 올라가고, 한 사람은 환호를 받으며 내려온다.

31 다윗에게 소식이 왔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자 중에 있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드소서.”





후새를 보내다

32 다윗이 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다. 아렉(Arki) 사람 후새(Hushai)가 그를 맞이했다.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뒤집어써 있었다.

33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내 짐이 될 것이오.

34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전에 당신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종이겠습니다’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대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나를 위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오.

35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거기 있을 것이오. 왕의 집에서 들은 것은 무엇이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 주시오.

36 보시오, 그들의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거기 있소. 그들 편에 들은 것을 내게 보내시오.”

37 다윗의 친구 후새가 성으로 들어갔다.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다음 장 — 다윗이 도망치는 길에 시므이가 저주를 퍼붓는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아히도벨의 조언이 시작된다.




사무엘하 16장 — 저주와 계략 사이


므비보셋의 종

1 다윗이 산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므비보셋(Mephibosheth · ㉸ 므피보셋)의 종 시바(Ziba · ㉸ 치바)가 안장 지운 나귀 두 마리를 이끌고 그를 맞이했다. 나귀들에는 빵 이백 개, 건포도 과자 백 개, 여름 과일 백 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가 실려 있었다.

2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시바가 말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이 탈 것이고, 빵과 과일은 종들이 먹을 것이며, 포도주는 광야에서 피곤한 사람이 마실 것입니다.”

3 왕이 물었다. “네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말했다.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왕이 시바에게 말했다. “므비보셋에게 속한 것이 이제 모두 네 것이다.”

시바가 말했다.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시바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문은 여기서 판단하지 않는다. 므비보셋이 나중에 19장에서 직접 나와 반박한다. 다윗은 지금 도망 중이었고, 시바가 가져온 음식이 필요했다. 판단과 식량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시므이의 저주

5 다윗 왕이 바후림(Bahurim)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사울 집안 사람이 나왔다. 이름은 시므이(Shimei)였고 게라(Gera)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다.

6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에게 돌을 던졌다. 모든 백성과 모든 용사가 왕의 오른편 왼편에 있었는데도.

7 시므이는 저주하며 말했다. “나가라, 나가라, 피를 흘린 자여, 불량배여!

8 여호와가 네가 왕이 된 사울 집안의 모든 피 흘린 것을 네게로 돌려주셨다. 여호와가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겨주셨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Abishai)가 왕에게 말했다.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제가 가서 그 머리를 베겠습니다.”

10 왕이 말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나와 너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가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니, 어찌하여 네가 그랬느냐 하겠느냐?”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다윗이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것은, 사울 가문의 입장에서는 찬탈이었다. 시므이의 저주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오래된 분노에서 나온 것이었다.

11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다. “보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찾고 있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가 그에게 그리 명하셨을 것이다.

12 혹시 여호와가 내 고통을 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대신 나에게 선을 갚아 주실지도 모른다.”

1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계속 갔다. 시므이는 산 중턱으로 그 옆에서 걸으며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렸다.

14 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지쳐서 거기서 쉬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다

15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아히도벨도 함께 있었다.

16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왔다. 후새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왕이 살아 계소서! 왕이 살아 계소서!”

17 압살롬이 후새에게 물었다. “이것이 네 친구를 향한 충성이냐?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18 후새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선택한 분 — 저는 그분 곁에 있겠습니다.

19 또 이제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그의 아들 앞에서 섬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아히도벨의 첫 번째 조언

20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다. “무엇을 할지 조언을 주시오.”

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남겨 두고 집을 지키게 한 첩들에게 들어가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아버지와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해질 것입니다.”

22 압살롬을 위해 옥상에 장막을 쳤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에게 들어갔다.

이것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다. “네 집에서 악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 아내들을 빼앗아 네 이웃에게 줄 것이요, 그가 이 태양 아래에서 그 아내들과 동침할 것이다”(사무엘하 12:11). 공개적인 장소, 옥상에서.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았던 바로 그 행위가 이제 공개적으로 되돌아왔다. 본문은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일어나도록 둔다.

23 그때 아히도벨이 내리는 조언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여겨졌다.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그러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전략가였는지를 보여준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소서”라고 청했다(15:31). 다윗은 창과 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혜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장 — 아히도벨이 즉각 공격을 제안한다. 후새가 다른 조언으로 그것을 뒤집는다. 후새가 이긴다.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사무엘하 17장 — 두 조언자의 대결


아히도벨의 제안

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했다. “제가 만이천 명을 뽑겠습니다. 오늘 밤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겠습니다.

2 그가 지쳐 있고 손이 약해진 때를 쳐서, 내가 그를 두렵게 만들면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도망칠 것입니다. 왕만 쳐 죽이면

3 모든 백성을 신부가 신랑에게 돌아오듯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이니, 모든 백성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4 이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옳게 들렸다.





후새의 반론

5 압살롬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새도 불러라. 그도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6 후새가 압살롬에게 들어왔다. 압살롬이 말했다. “아히도벨이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의 말대로 해야 하느냐? 아니라면 네가 말해 보라.”

7 후새가 압살롬에게 말했다. “이번에 아히도벨이 내린 조언은 좋지 않습니다.

8 당신도 압니다. 당신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이 얼마나 용감한지를. 그들은 들의 곰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처럼 격노해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백성과 함께 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9 지금쯤 그는 어느 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쓰러진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학살이 있었다.’

10 그리되면 사자의 마음 같은 담대한 사람도 두려워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당신 아버지는 용사요, 그와 함께한 자들은 담대한 자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11 오히려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을 —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 당신에게 모으고, 당신이 직접 싸움터로 나가십시오.

12 우리가 그를 발견하는 어느 곳에서든 그를 쳐야 합니다. 이슬이 땅에 내리듯 우리가 그에게 내려앉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 중에 남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13 그가 만약 성 안으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지고 그 성을 시내로 끌어당겨서 돌 하나도 거기 남지 않게 할 것입니다.”

14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말했다. “아렉 사람 후새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여호와가 그렇게 명하셨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무너뜨리려 하셨다. 여호와가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 했기 때문이다.

17절 14절은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이다. “여호와가 그렇게 명하셨다.” 두 사람이 토론을 벌인다. 압살롬이 결정한다. 그런데 그 결정의 배후를 본문은 단 한 줄로 설명한다 —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다. 역사는 논쟁으로 보이지만 그 아래서 다른 힘이 움직인다는, 구약의 가장 조용한 신학적 선언이다.





비밀 전령

15 후새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조언했고, 나는 이러이러하게 조언했습니다.

16 이제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알리십시오.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 머물지 마십시오. 어서 강을 건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삼켜질 것입니다.’”

17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엔로겔(En Rogel) 곁에 서 있었다. 성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도록. 한 여종이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그들이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18 그런데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두 사람이 빨리 가서 바후림(Bahurim)에 있는 한 사람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 우물이 있었다. 그 안으로 내려갔다.

19 여인이 덮개를 가져다 우물 위에 펴고 그 위에 볶은 곡식을 쏟았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다.

20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인에게 왔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소?”

여인이 말했다. “시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21 그들이 간 뒤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왔다.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다. 다윗에게 말했다. “일어나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을 치도록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22 다윗이 일어났다.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넜다. 새벽 동이 틀 때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요단 강을 건넜다.





아히도벨의 죽음

23 아히도벨은 자기 조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자기 집 고향으로 갔다. 집안 일을 정리하고 목을 매달았다. 그가 죽었다. 그의 조상 묘에 장사되었다.

아히도벨의 자살은 구약에서 가장 냉정하게 기록된 죽음 중 하나다. 설명이 없다. 이유가 없다. 그냥 일어났고 갔다. 집안을 정리했다. 목을 매달았다. 장사되었다. 다섯 문장. 성경 전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 삼손, 사울과 그의 전령, 아히도벨, 그리고 훗날 유다 이스가리옷. 아히도벨은 그 중에서 가장 고요하게 죽었다. 싸우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마하나임

24 다윗이 마하나임(Mahanaim)에 이르렀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요단 강을 건넜다.

25 압살롬이 요압 대신 아마사(Amasa)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스라엘(Ishmaelite — 일부 본문에는 이스마엘 사람) 사람 이드라(Ithra)의 아들이었다. 이드라는 스루야의 딸 아비갈(Abigail — 요압의 어머니 아비갈과 동명이인)과 결혼했다.

26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르앗(Gilead) 땅에 진을 쳤다.

27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Ammon) 사람 나하스(Nahash)의 아들 소비(Shobi), 로드발 사람 암미엘(Ammiel)의 아들 마길(Makir), 로글림(Rogelim)의 길르앗(Gilead) 사람 바르실래(Barzillai) 가

28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콩

29 꿀, 버터, 양,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들이 말했다. “백성이 광야에서 시장하고 피곤하고 목이 마를 것입니다.”

이름 없는 충성이다. 소비, 마길, 바르실래 — 이 세 사람은 이야기의 중심인물이 아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왕에게 침상과 음식을 가져왔다. 본문이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한 것은 그것이 기억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르실래는 19장에 다시 등장한다.



다음 장 — 전투가 벌어진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린다. 다윗의 아들이 죽는다. 다윗의 통곡이 시작된다.




사무엘하 18장 — 내 아들 압살롬아


전투 준비

1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점검하고 그들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

2 다윗이 백성의 삼분의 일은 요압의 손에, 삼분의 일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Abishai)의 손에,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Ittai)의 손에 두었다.

왕이 백성에게 말했다. “나도 분명히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3 백성이 말했다.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절반이 죽더라도. 그러나 왕께서는 우리 만 명과 같습니다. 이제 왕께서 성에서 우리를 돕는 것이 더 좋습니다.”

4 왕이 말했다. “너희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하겠다.”

왕이 성문 옆에 섰다.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나갔다.

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했다. “나를 위해 젊은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모든 백성이 왕이 모든 장관에게 압살롬에 관해 명령한 것을 들었다.





에브라임 수풀의 전투

6 백성이 들판으로 나가 이스라엘과 싸웠다. 에브라임(Ephraim) 수풀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7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거기서 패했다. 그날 학살이 심하여 이만 명이 쓰러졌다.

8 전투가 거기서 온 땅으로 퍼졌다. 그날 수풀이 삼킨 사람이 칼이 삼킨 사람보다 더 많았다.

“수풀이 삼킨 사람이 칼이 삼킨 사람보다 더 많았다.” 짧고 이상한 문장이다. 아마도 울창한 숲에서 지형을 모르는 군사들이 길을 잃고 죽었다는 뜻일 것이다. 전투는 군사력보다 지형이 결정할 때가 있다. 다윗의 군대는 그 숲을 알고 있었다.





상수리나무에 걸리다

9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맞닥뜨렸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아래 무성한 가지 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다. 노새는 앞으로 달려가 버렸고 압살롬은 공중에 매달렸다. 땅에도 닿지 않고, 나무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다.” 머리카락이었다. 14장에서 본문이 그의 머리카락 무게를 굳이 기록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였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죽음의 도구가 됐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힘이 사라진 것처럼,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나무에 걸렸을 때 생명이 사라졌다. 나실인 모티프의 비틀린 반복이다. 아버지 다윗이 가장 염려한 아들이, 아버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죽는다.

10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렸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11 요압이 알린 그 사람에게 말했다. “네가 봤다면 왜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내 손에 은 천 개를 달아준다 해도 내 주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나를 위해 젊은이 압살롬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3 내가 그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 왕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는데 — 당신마저 나를 외면할 것입니다.”

14 요압이 말했다. “내가 이렇게 네 앞에서 지체할 수 없다.”

요압이 창 세 개를 가지고 가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상수리나무 안에 매달려 있는 채로.

15 요압의 병기를 드는 젊은이 열 명이 압살롬을 둘러서고 쳐서 죽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다

16 요압이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이스라엘을 뒤쫓는 것을 그쳤다. 요압이 백성을 막았다.

17 압살롬을 가져다가 수풀 안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이스라엘은 모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18 압살롬은 살아 있을 때 자기를 기념하는 기둥을 세웠다. 왕의 골짜기(Valley of the King)에 있는 것이다. 그가 말했다. “내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 그 기둥에 자기 이름을 불렀다. 오늘까지 그것이 압살롬의 기념비(Absalom’s Monument)라 불린다.

압살롬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14:27과 모순처럼 보인다. 거기서는 아들 셋이 있다고 했다. 아마 기둥을 세울 때는 아들들이 일찍 죽었거나, 이 ‘기念비’ 이야기는 다른 전승에서 온 것일 수 있다.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는 오늘도 ’압살롬의 기둥’이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있다. 헬레니즘 시대(BC 2~1세기) 양식이어서 성경 본문의 것과 같지는 않지만,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였다.





두 전령

19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제가 왕에게 달려가서 여호와가 원수의 손에서 왕을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마라. 다른 날 전하라. 왕의 아들이 죽었으므로 오늘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21 요압이 구스 사람(Cushite —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말했다. “가서 왕에게 네가 본 것을 알려라.” 구스 사람이 절하고 달려갔다.

22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다. “어찌 되든 저도 구스 사람 뒤에 달리게 해 주십시오.”

“아들아, 어찌하여 달리려 하느냐? 기쁜 소식이 없는데.”

23 “어찌 되든 달리겠습니다.”

요압이 말했다. “달리거라.”

아히마아스가 요단 평지 길로 달려 구스 사람을 앞질렀다.

24 다윗이 성문 안 두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보초가 성문 위 지붕에서 눈을 들어 보았다.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었다.

25 보초가 크게 외쳐 왕에게 알렸다. 왕이 말했다. “혼자라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다.”

그가 가까이 오자

26 보초가 다른 사람이 달리는 것을 보고 성문지기에게 말했다.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고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다.”

27 보초가 말했다. “앞 사람의 달리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달리는 것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지.”

28 아히마아스가 크게 외쳤다. “평안합니다.”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내 주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소서. 그는 왕을 대적하여 손을 든 사람들을 넘겨주신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29 왕이 물었다. “젊은이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요압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모릅니다.”

왕이 말했다. “옆으로 비켜 서 있어라.” 그가 비켜 서 있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30 구스 사람이 왔다. “내 주 왕이시여,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거슬러 일어난 모든 사람에게 복수해 주셨습니다.”

31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물었다. “젊은이 압살롬은 잘 있느냐?”

32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해치려 일어난 모든 자가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33 왕이 뒤흔들렸다. 성문 위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울었다. 올라가면서 말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구약에서 가장 감정적인 구절 중 하나다. ‘내 아들 압살롬아(בְּנִי אַבְשָׁלֹום)’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된다. 히브리어 원문은 더 많다. 그 짧은 문장이 계단마다 반복되며 올라간다. 다윗은 승리한 왕이었다. 그런데 그 승리가 아들의 죽음이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 압살롬의 반역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재앙의 일부라는 것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였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장 — 요압이 울고 있는 왕을 꾸짖는다. 다윗이 귀환을 준비한다. 시므이가 사면을 구하고, 므비보셋이 찾아오고, 바르실래가 왕을 배웅한다.




사무엘하 19장 — 돌아오는 왕


요압의 경고

1 요압에게 알려졌다. “왕이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2 그날 백성이 구원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었다. 백성이 그날 들었다. “왕이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

3 그날 백성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패전하여 도망치는 백성처럼 조용했다.

4 왕이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크게 소리쳤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 요압이 집으로 들어와 왕에게 말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목숨과 아들딸들의 목숨과 아내들과 첩들의 목숨을 구해 준 당신의 모든 종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6 당신은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장관들과 종들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압살롬이 살았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의 마음에 더 기쁠 것임을 알았습니다.

7 이제 일어나 나가서 당신의 종들의 마음에 말씀하십시오. 여호와로 맹세하노니,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 한 사람도 당신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8 왕이 일어나 성문 안에 앉았다. 모든 백성이 왕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들었다.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왔다.

요압의 꾸짖음은 거칠었다. 그러나 틀리지 않았다. 슬픔의 권리는 있다. 그러나 왕의 슬픔이 군사들을 패자로 만들었다. 요압은 이것을 보았다. 다윗은 들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아버지의 울음과 왕의 책임 사이에서, 그는 왕 쪽을 선택했다.





귀환 준비

이스라엘은 자기 장막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9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이 다투었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고 블레셋 손에서 구하셨다. 이제 압살롬을 피해 이 땅에서 도망치셨는데

10 우리가 기름 부은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다. 이제 왕을 모셔 오는 것에 대해 왜 잠잠한가?”

11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시오. ’왕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해졌는데, 어찌하여 왕을 궁전으로 모시는 일에서 당신들이 뒤처집니까?

12 당신들은 내 형제요, 내 뼈와 살입니다. 어찌하여 왕을 모셔 오는 일에서 뒤쳐집니까?’”

13 아마사에게도 말했다. “당신은 내 뼈와 살입니다. 요압 대신 항상 내 앞에서 군사령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기를.”

아마사는 압살롬의 편이었던 군사령관이었다. 다윗이 그를 요압 대신 임명한 것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다. 그러나 요압에게는 경고였다. 요압은 나중에 아마사를 죽인다(20장).





시므이의 사면

15 왕이 돌아와 요단 강에 이르렀다. 유다 사람들이 왕을 영접하러 길갈(Gilgal)로 왔다.

16 게라(Gera)의 아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서둘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내려왔다.

17 그와 함께 베냐민 사람 천 명이 있었다. 사울의 집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을 데리고 왕 앞에 급히 요단 강을 건넜다.

18 그들이 강을 건너 왕의 가족을 건네고 왕의 마음에 좋은 것을 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이 요단 강을 건너려 할 때 왕 앞에 엎드렸다.

19 왕에게 말했다. “내 주여, 내 죄를 생각지 마십시오. 내 주 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당신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20 당신의 종이 죄를 지었음을 압니다.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서 내 주 왕을 영접하러 먼저 온 것이 바로 저입니다.”

21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 시므이를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22 다윗이 말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됩니까? 오늘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내가 모르느냐?”

23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죽지 않을 것이다.” 왕이 그에게 맹세했다.

다윗이 시므이를 사면한 것은 관대함인가, 정치적 계산인가.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였고, 사울 가문의 지지자였다. 다윗이 귀환할 때 그를 죽이는 것은 내전의 상처를 덧낼 일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죽기 전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무죄하게 여기지 말라”고 당부한다(열왕기상 2장). 그 맹세는 지켰지만, 기억은 지우지 않았다.





므비보셋

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왕을 영접하러 내려왔다. 왕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씻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다.

25 예루살렘에서 왕에게 왔을 때 왕이 물었다. “므비보셋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26 그가 대답했다. “내 주 왕이시여,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의 종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그것을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습니다. 내 종이 나를 모함했습니다.

27 당신의 종이 하나님의 천사 같은 내 주 왕에게 고소되었습니다. 왕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28 내 아버지 집은 내 주 왕 앞에서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당신의 종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습니다.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 왕께 더 부르짖겠습니까?”

29 왕이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네가 더 말하느냐? 내가 결정했다. 너와 시바가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30 므비보셋이 왕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이 평안히 궁전으로 돌아오셨으니, 시바가 다 가져도 됩니다.”

므비보셋의 마지막 말이 그 사람됨을 드러낸다. 땅보다 왕의 귀환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윗이 시바의 말을 쉽게 믿었고, 므비보셋의 해명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두 사람의 진실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지 본문은 판결하지 않는다.





바르실래의 배웅

31 길르앗 로글림(Rogelim)의 바르실래가 내려와 요단 강에서 왕을 배웅했다.

32 바르실래는 팔십 세로 매우 나이가 많았다.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는 동안 그를 먹여 살렸다. 큰 부자였다.

33 왕이 바르실래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해 내가 대접하겠소.”

34 바르실래가 왕에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35 오늘 제가 팔십 세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종이 먹고 마시는 맛을 알겠습니까?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내 주 왕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36 당신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 강을 잠깐 건너겠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이렇게 큰 상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37 제발 당신의 종이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성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 무덤 곁에 죽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종 김함(Kimham)이 있으니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십시오. 그에게 당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하십시오.”

38 왕이 말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오. 당신의 마음에 기쁜 대로 그에게 하겠소.”

39 모든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넜다. 왕도 건넜다. 왕이 바르실래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 주었다. 바르실래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바르실래의 거절은 탐욕이 없는 노인의 자화상이다. 음식 맛도, 노래 소리도 이제 잘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는 왕에게 음식을 가져다준 사람이었다. 요구하지 않고, 기억해 달라 하지 않고, 지금은 돌아가겠다고 한다. 본문이 그의 이름을 두 번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다.



다음 장 —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다. 아벨 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수급을 내준다.




사무엘하 20장 —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세바의 반란

1 거기 마침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세바(Sheba)로, 베냐민 사람 비그리(Bichri)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외쳤다.

“다윗에게서 나누어 받을 부분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2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세바를 따라 올라갔다. 유다 사람들은 요단 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자기 왕에게 붙었다.

세바의 구호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터져 나왔다. 이스라엘 열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긴장은 다윗의 통치 내내 잠재해 있었다. 압살롬 반란도 그 균열을 타고 번졌다. 세바가 나팔을 분 것은 그 균열이 아직 닫히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열 명의 첩

3 다윗이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왔다. 왕이 집을 지키려고 남겨 두었던 첩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여 살리게 했다. 그녀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녀들이 죽는 날까지 과부처럼 갇혀 살았다.

압살롬이 옥상에서 그녀들을 욕보인 뒤, 그녀들은 다시 왕비로 돌아올 수 없었다. 왕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들은 아무 죄 없이 갇혔다. 나단의 예언이 그녀들의 몸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 몸은 폐기되었다. 본문은 이것을 담담하게 기록한다. 담담한 것이 더 잔인하다.





아마사의 죽음

4 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나에게 소집하고 여기에 서 있으라.”

5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기한을 넘겼다.

6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칠 것이다. 너는 네 주인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라. 그가 성을 찾아 우리 눈을 피할 수 있다.”

7 요압의 사람들과 그렛 사람, 블렛 사람, 모든 용사들이 그의 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러 예루살렘을 나갔다.

8 그들이 기브온(Gibeon)에 있는 큰 돌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그 위에 칼을 찬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가 나오자 칼이 떨어졌다.

9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했다. “내 형제여, 잘 있었소?”

요압의 오른손이 아마사의 수염을 잡아 입을 맞추려 했다.

10 아마사는 요압 손에 있는 칼을 경계하지 않았다.

요압이 그것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르지 않아도 죽었다.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했다.

11 요압의 젊은 부하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말했다. “누구든지 요압을 좋아하고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12 아마사가 피 속에서 길 가운데서 뒤굴렀다. 그 사람은 모든 백성이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길에서 밭으로 옮겼다. 옷을 그 위에 덮었다. 모든 자가 지나갔다.

요압은 두 번 이런 짓을 했다. 전에 아브넬(Abner)을 성문 안에서 찔러 죽였다(사무엘하 3장). 이번엔 아마사였다. 두 경우 모두 다윗의 동의 없이 한 일이었다. 두 경우 모두 요압이 제거하고 싶었던 경쟁자였다. 다윗은 두 번 다 분노했지만 요압을 처벌하지 않았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요압을 처형하라고 남긴다(열왕기상 2장).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13 아마사가 길에서 치워지자, 모든 사람이 요압 뒤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했다.

14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지나 아벨(Abel)과 벧마아가(Beth Maakah)와 모든 베림(Berim)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모여 그를 따라 들어갔다.

15 그들이 와서 벧마아가 아벨에서 세바를 포위하여 성을 쳤다. 성 앞에 언덕을 쌓았다.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쳤다.

16 지혜로운 한 여인이 성에서 외쳐 말했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요압에게 이리 와 달라고 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17 그가 가까이 갔다. 여인이 물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렇소.”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듣겠소.”

18 여인이 말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에 물어보아라, 그렇게 끝내라.’ 이스라엘에서 충성스러운 자들의 어머니 도성이 여기입니다.

19 당신은 이스라엘의 기업을 멸하려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 합니까?”

20 요압이 대답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소.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는 것이 아니오.

21 에브라임 산지 출신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왕에게 손을 들었소. 그 한 사람만 내주시오. 내가 성을 떠날 것이오.”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그의 머리가 성벽 너머로 당신에게 던져질 것입니다.”

22 여인이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갔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잘라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나팔을 불었다. 그들이 성에서 흩어졌다. 각각 자기 장막으로. 요압은 예루살렘 왕에게로 돌아갔다.





다윗의 신하들

23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군사의 지휘관이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Kerethites and Pelethites — 왕의 친위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24 아도람(Adoram)이 강제 노동자들을 감독했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Jehoshaphat)이 서기관이었다.

25 스와(Sheva)가 서기였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었다.

26 야일 사람 이라(Ira)도 다윗의 제사장이었다.

마지막 명단은 다윗 왕국의 행정 목록이다. 반역을 이겨내고 귀환한 왕국이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 요압의 이름이 여전히 맨 앞에 있다. 아마사를 죽였어도, 다윗은 그를 대신할 사람을 두지 못했다. 권력은 때로 정의보다 현실을 선택한다.



다음 장 —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와 사울의 일곱 후손. 블레셋과의 싸움과 다윗 군사 용사들의 이야기.




사무엘하 21장 — 기브온의 복수


삼 년의 기근

1 다윗의 시대에 삼 년 동안 해마다 기근이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 때문이니,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라.”

2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남은 자들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맹세했었는데, 사울이 그들을 죽이려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에서였다.

기브온 사람들과의 맹세는 여호수아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브온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 이스라엘과 맹세를 맺었다. 그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사울이 그것을 어겼다. 본문은 사울이 언제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이 사건 자체가 사무엘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일이다.

3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받도록 어떻게 속죄해야 하느냐?”

4 기브온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에서 은이나 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말하라. 내가 행하겠다.”

5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남지 못하게 하려 한 사람의 자손 일곱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기브아에 그들을 달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주겠다.”





일곱 사람

6 왕이 아야의 딸 리스바(Rizpah · ㉸ 리츠파)가 사울에게서 낳은 두 아들 알모니(Armoni)와 므비보셋(Mephibosheth — 13장의 므비보셋과 다른 사람)과, 사울의 딸 메랍(Merab)이 므홀라 사람(Meholathite) 바르실래(Barzillai)의 아들 아드리엘(Adriel)에게서 낳은 다섯 아들을 데려왔다.

8 왕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 손에 넘겼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산에서 여호와 앞에 달았다. 그 일곱 사람이 함께 죽었다.

추수 첫날,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였다.

여기 나오는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다윗이 아끼는 그)이 아니다. 사울의 다른 아들이었다. 같은 이름이 두 사람에게 있었다. 본문이 주의 깊게 구분하고 있다.





리스바

10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를 가져다 바위 위에 폈다.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물이 그들 위에 쏟아지기까지 밤낮으로 지켰다.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들에게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의 짐승들이 그들에게 오지 못하게 했다.

리스바의 행위는 구약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다. 그녀는 사울의 첩이었다. 아들 둘이 달렸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탓하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앉아 새와 짐승을 쫓았다. 얼마나 오래였는지 — ‘하늘에서 물이 내릴 때까지’, 즉 가을비가 올 때까지다. 몇 달이다. 이름 없는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 곁을 지킨 그 자리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

11 사울의 첩 아야의 딸 리스바가 한 것을 다윗에게 알렸다.

12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르앗(Jabesh Gilead) 사람들에게서 가져왔다.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벧산 광장에서 달았을 때 거기서 사울의 뼈를 훔쳐왔던 것이다.

13 다윗이 그들의 뼈를 거기서 가져왔다. 달린 자들의 뼈를 함께 모았다.

14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땅 셀라(Zelah)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했다. 왕이 명령한 대로 모두 했다.

이후 하나님이 그 땅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다윗이 리스바의 행위를 듣고 처음 한 일은 사울의 뼈를 제대로 장사지내는 것이었다. 영웅적 행동이 아니었다. 오래 미루어 두었던 일이었다. 그 오랜 지연이 리스바의 굵은 베 한 장으로 끝났다. 이름 없는 여인의 슬픔이 왕의 양심을 건드렸다.





블레셋과의 전투들

15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했다. 다윗이 자기 종들과 함께 내려갔다. 블레셋과 싸웠다. 다윗이 피곤했다.

16 라파(Rapha)의 후손 중에 이스비브놉(Ishbi-Benob)이라는 자가 있었다. 창의 무게가 삼백 세겔 되는 새 칼을 갖고 있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 했다.

17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Abishai)가 그를 도와 블레셋 사람을 쳐죽였다.

다윗의 사람들이 맹세하여 말했다. “왕은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등불’ — 이 표현이 다윗의 나이와 시대를 하나의 이미지로 담는다. 왕은 여전히 싸우려 했다. 신하들이 막았다. 그것이 늙어가는 영웅의 방식이었다.

18 그 뒤에 곱(Gob)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전쟁이 있었다. 후사 사람(Hushathite) 십브개(Sibbecai)가 라파의 후손 삽(Saph)을 죽였다.

19 또 엘하난(Elhanan)이 가드 사람 골리앗(Goliath the Gittite)의 형제 라흐미(Lahmi)를 죽였다. 그 창 자루가 베틀채 같았다.

여기 나오는 골리앗은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이 아니라 그의 형제라고 역대상 20:5는 명시한다. 사무엘서 본문에는 ’골리앗의 형제 라흐미’가 아니라 단순히 ’골리앗’으로 나와 있어 본문 간 긴장이 있다. 복잡한 사본 전승의 흔적이다.

20 가드(Gath)에서 또 전쟁이 있었다. 거기 큰 사람이 있었다. 손발에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여섯 개씩, 합해서 스물넷이었다. 그도 라파의 후손이었다.

21 다윗의 형 시므아(Shimeah)의 아들 요나단(Jonathan)이 그를 죽였다.

22 이 넷은 가드의 라파의 후손으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다.



다음 장 — 다윗의 노래.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본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긴 고백.




사무엘하 22장 — 다윗의 노래


서시

1 다윗이 여호와가 자기를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에 이 노래의 말씀을 여호와께 드렸다.

2 그가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로다.

3 내가 피할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 내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를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 여섯 개의 이미지가 한 절에 쏟아진다. 다윗이 군사적 삶을 살았음을 이 이미지들이 드러낸다. 그는 추상으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다. 굴에서 숨었던 사람의 언어로 말했다. 실제로 바위 뒤에 몸을 숨겨본 사람이 ’바위’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르다.





위기와 부르짖음

5 “사망의 파도가 나를 에웠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6 스올의 줄이 나를 둘렀고 사망의 올무가 내 앞에 이르렀도다.

7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신현(神顯)

8 “이에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떨었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9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니 그 불에서 숯이 피었도다.

10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둠이었도다.

11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12 그가 어둠, 곧 모인 물과 공중의 짙은 구름으로 그를 두르는 장막을 삼으셨도다.

13 그 앞의 광명으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 신현(神顯, theophany)의 언어는 고대 근동에 널리 퍼진 폭풍신 묘사와 겹친다. 바알 신화에서도 폭풍과 번개, 구름을 타는 신이 등장한다. 그러나 히브리 시인은 그 이미지를 가져와 여호와를 향한 개인적 고백 안에 녹인다. 폭풍은 신화적 배경이지만, 그것을 부르는 이유는 역사적이다 — “내가 부르짖었고, 그가 들으셨다.”





구원

14 “여호와가 하늘에서 우레를 발하시며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셨고

15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으며 번개를 발하여 그들을 무찌르셨도다.

16 바다 밑이 보이고 세계의 기초가 드러났으니 여호와의 꾸짖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코에서 나오는 바람의 기세로 말미암음이라.

17 그가 위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드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 나를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음이로다.

19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가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20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의와 순전함

21 “여호와가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2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나는 그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24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25 여호와가 내 공의를 따라 갚으시고 그가 보기에 내가 깨끗하므로 갚으셨도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 이 고백은 불편하다. 다말의 일이, 우리아의 일이, 밧세바의 일이 이 노래와 공존한다. 이 노래가 시편 18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18편의 표제는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던 날”이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더 넓은 이야기 전체 뒤에 이 노래를 놓는다. 해석자들은 오래 이 긴장을 다루어 왔다. 한 가지 가능성 — 이것은 특정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에 대한 고백이다. 인간의 고백은 종종 이상과 현실 사이에 놓인다.





하나님의 속성

26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우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히 행하시며

27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이 행하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하게 행하시리니

28 주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29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가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전사의 언어

31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32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바위냐?

33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라. 그가 완전한 자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며

34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35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팔이 놋 활을 당기게 하시는도다.

36 주가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7 내 걸음을 넓게 하셨으니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38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고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39 내가 그들을 소멸하고 상하게 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나이다.”





모든 민족 위에

40 “주가 나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허리띠 띠우셨으며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내 아래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41 주가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셨으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였나이다.

42 그들이 구원을 부르짖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3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처럼 짓이기고 거리의 진흙처럼 밟아 무너뜨렸나이다.

44 주가 내 백성의 다툼에서 나를 건지시고 열방의 머리로 세우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5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함이여 내 소문을 들은 자들이 순복하리로다.

46 이방인들이 쇠잔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아오리로다.”





찬양

47 “여호와는 살아 계심이여, 나의 바위를 찬송할지라.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48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을 내 아래에 굴복시키시며

49 또 나를 원수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나를 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셨으며 폭력의 사람에게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50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51 여호와가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이 노래는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두 번 수록되어 있다. 두 본문을 비교하면 작은 차이들이 있다 —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오랜 세월 구전과 기록을 거치면서 생긴 흔적이다. 학자들은 이 두 본문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히브리 성경 본문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연구한다. 노래 하나가 두 군데 있다는 것은 결점이 아니라 이 노래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널리 불렸는지를 보여준다.



다음 장 —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다윗의 용사 삼십 명의 명단. 우리아의 이름이 그 명단 끝에 있다.




사무엘하 23장 — 마지막 말과 용사들


다윗의 마지막 말

1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요, 높이 세움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자의 말이라.

2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3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4 아침 햇살 같으리라. 구름 없는 아침 같으리라. 비 내린 뒤 땅에서 돋아나는 햇빛으로 반짝이는 새 풀 같으리라.

5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그가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6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다 내버려진 가시 같으리니 손으로 잡지 못할 것이라.

7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쇠와 창 자루로 무장하니 그것들은 불에 온전히 타리로다.”

다윗의 마지막 말 — 히브리어 표현 ’디브레 다윗 하아하로님’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다. 이것이 실제로 그의 임종 유언인지, 아니면 그의 시 모음의 마지막 편인지 주석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내용은 이상적인 왕과 불의한 자에 대한 대조다. 다윗 자신의 삶이 그 두 범주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독자는 이미 안다.





세 용사의 이야기

8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스보샛(Josheb-Basshebeth — 또는 아디노) — 답그몬(Tahkemonite) 사람. 우두머리 삼 명 중에 으뜸이었다. 그는 창을 들어 한 번에 팔백 명을 죽였다.

9 그 다음은 아호히 사람 도도(Dodai)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이었다. 세 용사 중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다윗과 함께 있었다. 이스라엘이 물러갔을 때

10 그는 서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을 때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그날 여호와가 큰 구원을 이루셨다. 백성은 그의 뒤에 돌아와 전리품만 취했다.

11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Agee)의 아들 삼마(Shammah)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레히(Lehi)에 모였을 때, 거기 팥이 가득한 한 땅이 있었다. 백성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다.

12 그는 그 밭 한가운데 서서 지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여호와가 큰 구원을 이루셨다.

세 용사의 이야기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이스라엘이 물러갔다. 그런데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가 구원을 이루셨다. 영웅의 용기와 신의 개입이 하나로 묶인다. 이것이 구약의 전쟁 신학이다.





삼십 명을 위한 물

13 추수 때에 세 명이 삼십 명 중에서 내려와 다윗에게 갔다. 아둘람(Adullam) 굴에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떼가 르바임(Rephaim) 골짜기에 진을 쳤다.

14 다윗은 그때 요새에 있었다. 블레셋의 전위대가 베들레헴(Bethlehem)에 있었다.

15 다윗이 소원을 말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마시게 해 주었으면.”

16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17 다윗이 말했다. “여호와여, 이것은 내가 마실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

말 한마디로 세 사람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썼다.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그것이 경의였다. 세 사람의 피를 마실 수 없다 — 이 거부가 오히려 그들을 기리는 가장 큰 행위였다. 그들의 용기를 단순한 심부름으로 소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요압의 형제 아비새

18 스루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형제인 아비새가 삼십 명의 우두머리였다. 그가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이고 이름이 세 명 중에 났다.

19 그가 세 명 중에 가장 존귀하여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처음 세 명에는 들지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20 갑스엘(Kabzeel) 사람 여호야다(Jehoiada)의 아들 브나야(Benaiah)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가 모압의 두 용사를 죽였다. 눈 내리는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죽였다.

21 그가 또 키가 큰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이집트 사람의 손에 창이 있었다. 그가 막대기를 들고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의 창으로 그를 죽였다.

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했다. 세 용사 중에 이름이 났다.

23 그가 삼십 명 중에서 존귀하였으나 처음 세 명에는 들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기 시위대장으로 삼았다.





삼십 명의 명단

24 삼십 명 중에 있는 자는 이러하니라.

요압의 형제 아사헬(Asahel), 베들레헴(Bethlehem) 사람 도도(Dodo)의 아들 엘하난,

25 하롯(Harod) 사람 삼훗, 하롯 사람 엘리가,

26 발디(Palti) 사람 헤레스, 드고아(Tekoa) 사람 잇개(Ikkesh)의 아들 이라,

27 아나돗(Anathoth) 사람 아비에셀, 후사(Hushah) 사람 므분내,

28 아호히(Ahohi) 사람 살몬, 느도바(Netophah) 사람 마하래,

29 느도바 사람 바아나(Baanah)의 아들 헬렙, 베냐민(Benjamin) 자손 기브아(Gibeah) 사람 리배(Ribai)의 아들 잇대,

30 비라돈(Pirathon) 사람 브나야, 나할(Nahal) 시내 가 가아스(Gaash) 사람 힛대,

31 아라바(Arabah) 사람 아비알본, 바르훔(Barhumite) 사람 아스마웻,

32 사알본(Shaalbon) 사람 엘리아바, 야센(Jashen)의 아들들, 요나단,

33 하랄(Harar) 사람 삼마, 아랄 사람 사랄(Sharar)의 아들 아히암,

34 마아가(Maakah) 사람 아하스배(Ahasbai)의 아들 엘리벨렛, 길로(Giloh) 사람 아히도벨(Ahithophel)의 아들 엘리암,

35 갈멜(Carmel) 사람 헤스래, 아랍(Arab) 사람 바아래,

36 소바(Zobah) 사람 나단(Nathan)의 아들 이갈, 갓(Gad) 사람 바니,

37 암몬(Ammon) 사람 셀렉, 스루야(Zeruiah)의 아들 요압의 병기를 든 브에롯(Beeroth) 사람 나하래,

38 이델(Ithrite)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39 헷(Hittite) 사람 우리아(Uriah).

모두 서른일곱 명이었다.

명단의 마지막 이름이 우리아다. 헷 사람 우리아 —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요압 편에 죽음의 편지를 들려 전장으로 내보낸 그 사람.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용사 명단의 맨 끝에, 다윗이 죽인 사람의 이름이 있다. 본문이 그것을 일부러 그 자리에 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독자는 그 이름에서 멈추게 된다. 명단이 끝나는 자리에 고발이 있다.



다음 장 — 다윗의 인구조사. 죄의 이유는 모호하다. 재앙이 내린다. 다윗이 타작마당을 산다. 그 자리에 제단을 쌓는다.




사무엘하 24장 —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인구조사의 명령

1 여호와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가 다윗을 충동하셨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세어라.”

이 첫 문장은 구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중 하나다. ’여호와가 다윗을 충동하셨다’고 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은 같은 사건을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라고 다르게 기록한다. 두 본문은 같은 사건의 원인을 다르게 말한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역대상은 사탄이 충동했다고 한다. 한 가지 독법 — 두 본문 모두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셨다는 신학이 두 본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욥기의 틀과 비슷하다.

2 왕이 요압과 함께한 군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백성의 수를 세어라. 내가 백성의 수를 알고 싶다.”

3 요압이 왕에게 말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백성보다 백 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주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4 그러나 왕의 말이 요압과 군 지휘관들을 눌렀다. 요압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세러 왕 앞에서 나갔다.





인구조사

5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너 갓(Gad) 땅 한가운데, 아로엘(Aroer)의 오른편에 있는 성 곧 야셀(Jazer) 골짜기에 이르렀다.

6 길르앗(Gilead)과 닷딤홋시(Tahtim Hodshi) 땅에 이르렀다가 단야안(Dan Jaan)에 이르렀다가 시돈(Sidon) 방향으로 돌았다.

7 두로(Tyre) 요새와 히위(Hivite)와 가나안(Canaan) 모든 성읍에 이르렀다. 유다(Judah) 브엘세바까지 나왔다.

8 온 땅을 두루 다니고 구 개월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9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게 올렸다.

이스라엘은 칼을 뺄 수 있는 용사가 팔십만이었고, 유다 사람은 오십만이었다.





다윗의 뉘우침

10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센 뒤에 마음에 찔렸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당신의 종의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여러 해석이 제안되어 왔다. 출애굽기 30장 12절은 인구를 셀 때는 속전(贖錢)을 드려야 재앙이 없다고 규정한다. 다윗이 이 절차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해석 — 군사력에 의존하려는 교만이 죄의 본질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니라는 신학. 요압조차 반대했다는 것이 단서다.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만 보여준다.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

11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지자 갓(Gad)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12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여주겠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13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이 땅에 칠 년 기근이 있겠습니까? 세 달 동안 원수들 앞에서 도망치겠습니까? 사흘간 이 땅에 전염병이 있겠습니까? 이제 생각하여 내게 어떻게 대답할지 알게 하십시오.”

14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고통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매우 자비로우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집시다.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선택이 이 장의 핵심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었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낫다고 했다. 그래서 사흘 전염병을 선택했다. 이것은 믿음인가, 아니면 가장 짧은 기간을 고른 계산인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것이다.





전염병

15 여호와가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칠만 명이었다.

16 천사가 손을 예루살렘으로 뻗어 멸하려 할 때 여호와가 재앙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치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쳐라. 네 손을 거두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Jebusite) 사람 아라우나(Araunah)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17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을 때 여호와께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 손이 자기와 제 아버지의 집을 쳐 주십시오.”





타작마당을 사다

18 갓이 그날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올라가서 여부스(Jebusite)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십시오.”

19 다윗이 갓의 말대로,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올라갔다.

20 아라우나가 내려다보다가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가 나가 왕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21 아라우나가 물었다. “어찌하여 내 주 왕이 종에게 오셨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네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서 재앙을 물리치려 한다.”

22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했다. “내 주 왕이 좋으시다면 올려드리십시오. 번제에 드릴 소도 있고, 나무로 쓸 타작기와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23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왕께 드립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가 왕을 받아주시기를.”

24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했다. “아니다. 값을 주고 사겠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다윗이 은 오십 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25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호와가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 주셨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그쳤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 이 작은 땅이 구약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다. 역대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곳, 즉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덧붙인다(역대상 21:18-22:1의 평행 이야기). 이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의 자리였다. 그 성전은 파괴되었고, 헤롯 성전이 그 자리에 다시 세워졌다. 그 성전도 파괴되었다. 오늘 그 자리에는 이슬람 황금 돔, ’바위 돔(Dome of the Rock)’이 서 있다. 이슬람이 세 번째로 거룩하게 여기는 성지다.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가장 격렬하게 만나는 한 장소가, 이 이름 없는 여부스 사람의 타작마당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한 모리아 산과 여기 모리아 산을 동일시하는 전통이 강하다. 아브라함이 숫양을 발견한 그 언덕에서, 다윗이 소를 잡았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예수가 성전 뜰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지금 황금 돔이 있다. 한 장소에 수천 년의 역사가 겹쳐 있다.

사무엘하는 여기서 끝난다. 다윗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의 죽음과 솔로몬의 즉위는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된다. 사무엘하는 열왕기상으로 이어진다. 타작마당을 사는 것으로 책이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구매, 제단, 기도, 응답 — 이것이 사무엘하가 선택한 마지막 장면이다. 반역, 도주, 통곡 뒤에 제단이 남았다.



사무엘하 끝.


[image: 열왕기상 표지]








열왕기상

솔로몬의 영광에서 분열까지 — 한 왕국이 둘로 갈라진 책.




열왕기상 조망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즉위·성전 건축·세계 명성에서 시작해, 그의 우상숭배와 사후 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는 과정을 다룬다. 후반부는 두 왕국의 왕들 — 특히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과 맞선 예언자 엘리야 — 의 격렬한 충돌이 무대다. 갈멜산의 불, 사르밧 과부, 호렙의 세미한 음성, 나봇의 포도원이 모두 여기 있다.


1부 · 솔로몬 (1~11장)

지혜, 성전, 왕궁, 시바 여왕



2부 · 분열 (12~16장)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남 두 왕국



3부 · 엘리야 시대 (17~22장)

갈멜산, 호렙, 나봇의 포도원




열왕기상 1장 — 늙은 왕과 새 왕


다윗의 마지막 겨울

1 다윗(David)은 늙었다.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

2 신하들이 말했다.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구해 모시게 하소서. 그녀가 왕의 곁에서 왕을 섬기고 품에 누우면 왕이 따뜻할 것입니다.”

3 이스라엘 사방에서 아름다운 처녀를 찾았다. 수넴(Shunem)의 아비삭(Abishag)을 얻었다. 그녀를 왕에게 데려왔다.

4 처녀가 매우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을 섬겼다. 그러나 왕이 그녀와 동침하지는 않았다.

다윗의 노쇠를 보여주는 첫 장면. 고대 왕정에서 왕의 체온은 왕의 권위와 연결되었다. 몸이 식는다는 것은 왕권이 흔들린다는 신호였다. 아비삭의 등장은 뒷이야기에서 중요해진다 — 2장에서 아도니야가 그녀를 청하는 것이 솔로몬이 그를 처형하는 빌미가 된다.





아도니야의 야심

5 학깃(Haggith)의 아들 아도니야(Adonijah)가 스스로 높아져 말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가 병거와 기병과 달릴 사람 오십 명을 준비했다.

6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고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었다. 다윗은 내내 그에게 연약했다. 아도니야는 매우 잘생겼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났다.

아도니야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당시 살아 있는 자 중 맏이였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다. 서열상 왕위는 당연히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개인의 탐욕이기도 하지만 고대 왕정의 장자 상속 논리이기도 했다.

7 그가 스루야(Zeruiah)의 아들 요압(Joab)과 제사장 아비아달(Abiathar)과 모의했다. 그들이 아도니야를 따르며 도왔다.

8 그러나 제사장 사독(Zadok)과 여호야다(Jehoiada)의 아들 브나야(Benaiah)와 선지자 나단(Nathan)과 시므이(Shimei)와 레이(Rei)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야를 따르지 않았다.

9 아도니야가 엔로겔(En-rogel) 곁 소헬렛(Serpent’s Stone)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것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그의 형제들인 왕자들과 유다의 왕의 신하들을 모두 청했다.

10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아우 솔로몬(Solomon)은 청하지 않았다.

엔로겔은 예루살렘 남동쪽 기혼 샘 아래쪽의 우물이다. 아도니야가 성 밖에서 잔치를 벌인 것은 다윗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지 세력을 모은다는 뜻이었다. 군사 지휘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는 실질적인 권력 이동을 의미했다.





나단의 움직임

11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Bathsheba)에게 말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된 것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주 다윗은 이것을 모르십니다.

12 이제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과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건지십시오.

13 들어가 다윗 왕 앞에 나아가 말씀하십시오. ‘왕이 당신의 종에게 맹세하기를 —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다음에 왕이 될 것이요, 내 자리에 앉을 것이라 —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야가 어찌하여 왕이 됩니까?’

14 당신이 왕과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가 당신의 말을 확인하겠습니다.”

15 밧세바가 왕의 침실로 들어갔다. 왕은 매우 늙었다. 수넴의 아비삭이 왕을 섬기고 있었다.

16 밧세바가 허리를 굽혀 왕에게 절했다.

“왕이 무엇을 원하시오?”

17 밧세바가 말했다.

“왕이 당신의 종에게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내 다음에 왕이 되어 내 자리에 앉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18 그런데 지금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모르고 계십니다.

19 그가 수많은 소와 살진 것과 양을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장군을 청했으나, 당신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20 왕이시여, 온 이스라엘이 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이 누가 왕의 뒤에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21 왕이 그의 열조와 함께 잠들면 나와 아들 솔로몬은 죄인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22 그녀가 왕과 말하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다.

23 왕에게 알렸다.

“선지자 나단이 있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절했다.

24 나단이 말했다.

“왕이 ‘아도니야가 내 다음에 왕이 되어 내 자리에 앉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25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많은 소와 살진 것과 양을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대 장관들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청하여 먹고 마시며 ’아도니야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26 왕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27 이것이 왕이 행하신 일입니까? 왕이 왕의 보좌를 이을 자를 왕의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의 대관식

28 다윗 왕이 대답했다.

“밧세바를 내게 불러오라.”

그녀가 왕 앞에 들어와 섰다.

29 왕이 맹세했다.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0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네게 맹세하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 자리에 앉을 것이라 했다. 내가 오늘 그렇게 행하겠다.”

31 밧세바가 엎드려 왕에게 절하며 말했다.

“왕 다윗이여, 영원히 사소서.”

32 다윗 왕이 말했다.

“사독 제사장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게 불러오라.”

그들이 왕 앞에 들어왔다.

33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주인의 신하들을 데려가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혼(Gihon)으로 데려가거라.

34 거기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쳐라.

35 그런 다음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들어와 내 자리에 앉을 것이라. 그가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명했다.”

36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했다.

“아멘! 왕의 하나님 여호와도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37 여호와가 왕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왕위를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38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과 블렛(Cherethites and Pelethites)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갔다.

39 사독 제사장이 성막(Tent of Meeting) 에서 기름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나팔을 불었다.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다.

40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며 피리를 불고 크게 기뻐했다. 땅이 그 소리에 진동했다.

기혼은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계곡의 샘이다. 현재도 실로암 터널(히스기야 터널)의 수원지로 남아 있다. 기름 붓기는 왕의 신성한 위임 의식이었다. 이 왕 위임은 기드론 골짜기 반대편 엔로겔에서 아도니야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일어났다. 거리로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곳에서 두 개의 즉위식이 동시에 벌어진 셈이었다.





아도니야의 두려움

41 아도니야와 그에게 청함을 받은 손님들이 먹기를 마쳤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말했다.

“성중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42 그가 말하는 동안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Jonathan)이 왔다. 아도니야가 말했다.

“들어오라. 네가 훌륭한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43 요나단이 아도니야에게 대답했다.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44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과 블렛을 그와 함께 보내어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45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기혼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올라오며 기뻐했습니다. 성이 진동했습니다. 당신이 들은 소리가 그것입니다.

46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습니다.

47 왕의 신하들이 우리 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절하셨습니다.

48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내 자리에 앉을 자를 오늘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49 아도니야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두려워하며 일어나 각각 자기 길로 갔다.

50 아도니야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altar) 뿔을 잡았다.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성소에서 보호를 구한다는 의미였다.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제단은 도피처가 될 수 있었다. 단, 의도적인 살인범은 예외였다(출애굽기 21:14). 아도니야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51 솔로몬에게 알렸다.

“아도니야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52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만약 정직한 사람이면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악이 그에게 있으면 죽을 것이다.”

53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했다.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했다. 솔로몬이 말했다.

“네 집으로 가라.”

다음 장 — 죽음을 앞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긴다. 그 부탁 안에는 용서와 복수가 함께 담겨 있다.




열왕기상 2장 — 다윗의 마지막 부탁


다윗의 유언

1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했다.

2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3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의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켜라. 그래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4 그래야 여호와가 내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 온전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네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율법적 유언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유언은 다르다. 요압을 어떻게 할지, 바르실래의 아들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시므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 구체적이고 날카롭다. 신학과 현실이 함께 담겨 있다.

5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즉 그가 이스라엘 두 군대 장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Abner)과 예델(Jether)의 아들 아마사(Amasa)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안다.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한 때에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 띠와 발에 신긴 신에 묻혔다.

6 너의 지혜를 따라 행하되 그의 흰 머리가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7 그러나 길르앗(Gilead)의 바르실래(Barzillai)의 아들들에게 인자하게 대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Absalom)을 피할 때 그들이 나를 도왔다. 그들이 네 밥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8 또 바후림(Bahurim)의 게라(Gera)의 아들 베냐민 사람 시므이(Shimei)가 있다.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가 심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 그러나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만나러 내려왔을 때 나는 여호와를 두고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9 그러나 그를 무죄하다 하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알 것이다. 그의 흰 머리를 피로써 스올에 내려가게 하여라.”

다윗이 눈을 감기 전 한 마지막 말이다. 요압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었지만 왕의 허락 없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 시므이는 압살롬 반란 때 도망치는 다윗을 저주했다. 다윗은 용서를 공언했지만 솔로몬에게 그 처리를 넘겼다. 이것이 비정하게 보이기도 하고, 왕국의 안정을 위한 현실 정치로 보이기도 한다. 본문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다윗의 죽음

10 다윗이 그의 열조와 함께 자서 다윗 성(City of David)에 장사되었다.

11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는 사십 년이었다. 헤브론에서 칠 년,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을 다스렸다.

12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았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

“다윗 성”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동남쪽 언덕이다. 2005년부터 이스라엘 고고학청이 발굴 중인 이 지역에서 기원전 10세기 대형 건물 유적(불린 건물)이 발견되었다. 일부 학자는 이를 다윗의 궁전으로 보지만, 학계 전반의 합의는 아직 없다. 다윗의 무덤 위치도 마찬가지다. 현재 시온산의 “다윗의 무덤”은 십자군 시대 전통으로, 고대 다윗 성과 위치가 다르다.





아도니야의 청탁

13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왔다. 밧세바가 물었다.

“네가 평안히 왔느냐?”

“평안히 왔습니다.”

14 “당신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라.”

15 아도니야가 말했다.

“당신이 아십니다.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가 왕이 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위가 돌아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16 이제 내가 당신께 한 가지를 청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말하라.”

17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도록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왕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18 밧세바가 말했다.

“좋다. 내가 왕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겠다.”

19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야의 부탁을 말하려고 들어갔다. 왕이 일어나 맞이하고 그녀에게 절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았다. 왕의 어머니를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녀가 왕의 오른쪽에 앉았다.

20 밧세바가 말했다.

“내게 작은 것 하나를 청하고 싶은데 거절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내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21 “수넴 여자 아비삭을 형 아도니야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22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어찌하여 아도니야를 위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청하십니까? 그를 위해 왕위도 청하십시오. 그가 내 형이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그의 편입니다.”

솔로몬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고대 근동에서 전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 계승의 상징이었다. 압살롬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써 왕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했다.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인지 여부는 본문에 명시되지 않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해석했다. 아도니야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는다.

23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아도니야가 이 말로 자기 목숨을 끊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24 나를 아버지 다윗의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왕국을 주신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아도니야는 오늘 죽을 것이다.”

25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냈다. 브나야가 아도니야를 쳐서 죽였다.





정적 청산

26 왕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했다.

“너의 고향 아나돗(Anathoth)으로 가라. 너는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네가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언약궤(the ark of the Lord)를 메고 다녔고 아버지가 모든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고난을 받았으므로 이때에 죽이지 않겠다.”

27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났다. 이로써 여호와가 실로에서 엘리(Eli) 집에 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쪽 약 5킬로미터 지점이다. 훗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곳 출신이다(렘 1:1). 예레미야도 아비아달처럼 박해를 받는다.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운명이 이어진다.

28 요압이 이 소식을 들었다. 요압이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았다. 아도니야의 편은 들었으나 압살롬의 편은 들지 않았던 요압이었다.

29 솔로몬 왕에게 알렸다. “요압이 여호와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옆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말했다.

“가서 그를 쳐라.”

30 브나야가 여호와의 성막으로 가서 요압에게 말했다.

“왕이 나오라고 하신다.”

요압이 말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 말씀드렸다.

“요압이 이리이리 말하더이다.”

31 왕이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 하여라. 그를 죽여라. 그를 장사하여라. 요압이 흘린 무죄한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없애버려라.

32 여호와가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그보다 훨씬 의롭고 선한 두 사람 — 아브넬과 아마사 — 을 칼로 쳐죽였다.

33 그들의 피가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좌에는 영원히 여호와에게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34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서 죽였다. 그가 광야(wilderness) 에 있는 자기 집에 장사되었다.

35 왕이 브나야를 요압의 자리에 세워 군대를 맡게 했다. 사독 제사장을 아비아달의 자리에 세웠다.

36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렀다.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37 네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을 알아라.”

38 시므이가 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종이 행하겠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살았다. 오랫동안 그곳에 살았다.

39 삼 년 뒤에 시므이의 종 둘이 갓(Gath) 왕 마아가(Maacah)의 아들 아기스(Achish)에게로 도망했다. 시므이에게 알렸다. “당신의 종들이 갓에 있습니다.”

40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갓 아기스에게 종들을 찾으러 갔다. 종들을 데리고 갓에서 돌아왔다.

41 솔로몬에게 알렸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갓으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42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네게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기를, 어디든지 나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가 좋다고 하여 내 말을 들었다.

43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느냐?”

44 왕이 시므이에게 말했다.

“네가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모든 악을 네가 마음으로 알고 있다. 여호와가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리실 것이다.

45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46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했다. 그가 나가 시므이를 쳐서 죽였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굳게 섰다.

솔로몬의 정적 청산은 잔인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고대 왕정에서 왕위 계승 직후 경쟁자들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요압은 왕의 허락 없이 두 사람을 죽였고, 아도니야는 왕권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시므이는 약속을 어겼다. 솔로몬은 이 세 건 모두 명분이 있었다. 나라가 굳게 섰다는 마지막 문장이 이 장 전체의 평가다.



다음 장 —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꾼다. 하나님이 묻는다. “무엇을 줄까?” 솔로몬의 대답이 그의 일생을 결정한다.




열왕기상 3장 — 지혜를 구하다


이집트와의 동맹

1 솔로몬이 이집트(Egypt) 왕 파라오(Pharaoh)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삼아 다윗 성으로 데려왔다.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사방 성벽을 건축할 때까지 그녀를 그곳에 두었다.

2 그때까지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다. 다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파라오의 딸과의 결혼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대등한 세력으로 인정했다는 신호다. 이 시기 이집트는 제21왕조(BC 1070-945)였다. 파라오의 딸이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 고대 이집트는 왕녀를 외국에 시집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의 역사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다만 솔로몬의 외교적 위상이 상당했다는 점은 본문 전체가 지지한다.





기브온의 꿈

4 왕이 기브온(Gibeon)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곳이 가장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6 솔로몬이 말했다.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진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가 그를 위해 이 큰 인자를 그대로 두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라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8 주의 종이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습니다.

9 주의 종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לֵב שֹׁמֵעַ, 레브 쇼메아)” — 직역하면 ’듣는 심장’이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심장(레브)은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과 판단의 자리였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경청하는 능력이었다. 이 요청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이유가 거기 있다. 권력을 위한 것도, 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11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것을 구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오직 재판하기 위해 이해하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12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네가 지혜롭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어 네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고 네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13 또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겠다. 부와 영광이다.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14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같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겠다.”

15 솔로몬이 깨어났다. 꿈이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두 어머니와 한 아이

16 그때 창녀 두 여자가 왕에게 왔다. 왕 앞에 섰다.

17 한 여자가 말했다.

“왕이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와 한 집에 있는 중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18 내가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집에 우리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19 밤에 이 여자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는 중에 그 아이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20 그가 밤중에 일어나 내가 잠든 틈을 타서 내 아이를 내 곁에서 가져가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두었습니다.

21 아침에 내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 그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2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살아 있는 것은 내 아이이고 죽은 것은 당신 아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죽은 것은 당신 아이이고 살아 있는 것은 내 아이다.”

그들이 왕 앞에서 다투었다.

23 왕이 말했다.

“한 여자는 ’살아 있는 것이 내 아이이고 죽은 것은 당신 아이다’라고 하고, 다른 여자는 ’죽은 것은 당신 아이이고 살아 있는 것이 내 아이다’라고 한다.”

24 왕이 말했다.

“칼을 가져오라.”

그들이 왕 앞에 칼을 가져왔다.

25 왕이 말했다.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26 살아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살아 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다른 여자가 말했다.

“나도 당신도 갖지 말고 나누어라.”

27 왕이 대답했다.

“살아 있는 아이를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죽이지 마라. 그가 그 어머니다.”

28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이 판결을 들었다. 그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어 재판함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재판 이야기는 고대 근동의 왕의 지혜 문학 전통에 속한다.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가 인도 불교 문헌과 중국 전설에도 등장한다. 함무라비 법전(BC 18세기)에서도 비슷한 갈등 상황이 나온다. 그러나 이야기의 핵심 — 어머니의 사랑을 역설로 드러내는 방법 — 은 독특하다. 솔로몬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 심리를 이용해 진실을 꺼냈다. 아이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가려내는 방법이었다.



다음 장 — 솔로몬의 행정 조직이 갖춰진다. 이스라엘 전국이 열두 지방으로 나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시대가 시작된다.




열왕기상 4장 — 포도나무 아래 평화


솔로몬의 신하들

1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다. 아사리아(Azariah)는 사독의 아들로 제사장이요,

3 엘리호렙(Elihoreph)과 아히야(Ahijah)는 시사의 아들로 서기관이요, 여호사밧(Jehoshaphat)은 아힐룻의 아들로 사관이요,

4 브나야(Benaiah)는 여호야다의 아들로 군대 장관이요, 사독(Zadok)과 아비아달(Abiathar)은 제사장이요,

5 아사리아(Azariah)는 나단의 아들로 관리 장관이요, 사붓(Zabud)은 나단의 아들 제사장으로 왕의 친구요,

6 아히살(Ahishar)은 왕실 총무요, 아도니람(Adoniram)은 아브다의 아들로 역군 감독관이었다.

7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열두 지방관을 세웠다.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 음식을 공급했다. 각자 한 달씩 일 년에 한 번 공급하는 책임을 졌다.

이 행정 체계는 다윗의 군사 국가에서 솔로몬의 관료 국가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열두 지방은 지파 경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솔로몬이 부족 정체성보다 행정 효율을 우선했다는 신호다. 지방관들 중 일부는 솔로몬의 딸들과 결혼했다 — 왕실 연결망을 통한 충성 확보였다.

8 그 지방관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벤훌(Ben-Hur)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고,

9 벤드갈(Ben-Deker)은 마가스, 사알빔, 벧세메스, 엘론벧하난에 있고,

10 벤헤셋(Ben-Hesed)은 아룻바에 있고 — 소고와 헤벨 온 땅이 그에게 속하였으며,

11 벤아비나답(Ben-Abinadab)은 돌 온 지방에 있고 —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12 바아나(Baana)는 아힐룻의 아들로 다아낙, 므깃도,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곁 벧스안 온 땅과 벧스안에서 아벨므홀라까지와 욕므암 건너편 온 땅에 있고,

13 벤게벨(Ben-Geber)은 라못길르앗에 있고 — 므낫세의 아들 야이르의 길르앗 성읍들과 바산의 아르곱 지방이 그에게 속하였으며 — 놋 빗장 달린 성읍 육십이 그의 관할 하에 있으며,

14 아히나답(Ahinadab)은 마하나임에 있고,

15 아히마아스(Ahimaaz)는 납달리에 있고 —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16 바아나(Baana)는 후새의 아들로 아셀과 아롯에 있고,

17 여호사밧(Jehoshaphat)은 바루아의 아들로 잇사갈에 있고,

18 시므이(Shimei)는 엘라의 아들로 베냐민에 있고,

19 게벨(Geber)은 우리의 아들로 길르앗 땅 곧 아모리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에 있었으며 — 그 땅의 지방관은 그 혼자뿐이었다.





솔로몬 시대의 풍요

20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21 솔로몬이 유프라테스(Euphrates · ㉸ 유프라테스) 강에서 블레셋 땅까지,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들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다.

22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고운 밀가루 삼십 고르, 굵은 밀가루 육십 고르,

23 살진 소 열 마리, 초장의 소 스무 마리, 양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였다.

24 솔로몬이 딥사(Tiphsah)에서 가자(Gaza)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의 사방 모든 나라들과 평화로웠다.

25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Dan)에서 브엘세바(Beersheba)까지 각자의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는 고대 이스라엘의 평화와 풍요를 나타내는 관용구다. 이 표현이 미가 4:4, 스가랴 3:10에도 나온다. 솔로몬 시대가 후세의 이상적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국 —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를 말한다.

26 솔로몬의 병거 말 마구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었다.

27 지방관들이 각자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오는 모든 이를 위해 음식을 공급했다. 부족함이 없었다.

28 또 병거 말과 빠른 말을 위해 각자 맡은 곳에 따라 보리와 짚을 가져왔다.





솔로몬의 지혜

29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무척 많이 주셨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바닷가의 모래처럼 광대했다.

30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31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 예스라히(Ezrahite) 사람 에단(Ethan)과 마홀(Mahol)의 아들 헤만(Heman), 갈골(Calcol), 다르다(Darda)보다도 지혜로웠다.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나라에 퍼졌다.

32 그가 잠언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다섯 편이었다.

33 그가 레바논의 백향목에서 담장에 나는 우슬초까지 초목에 대해 말하였고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하였다.

34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세상 모든 왕에게서 왔다.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의 전통적 저자로 여겨진다. 학술적으로는 이 책들이 다양한 시대에 걸쳐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혜 문학의 후원자이자 창시자였다는 전통은 유대교·기독교·이슬람 모두에서 받아들여졌다. 잠언 1장은 명시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라 표제를 달고 있다.



다음 장 — 두로 왕 히람이 사절을 보내온다. 성전 건축을 위한 레바논 목재 협상이 시작된다.




열왕기상 5장 — 레바논의 백향목


히람의 사절

1 두로(Tyre · ㉸ 티로) 왕 히람(Hiram)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 히람이 다윗을 항상 사랑했기 때문이다.

2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냈다.

3 “당신도 알다시피, 내 아버지 다윗은 사방 원수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발바닥을 쉬게 하실 때까지 쳐들어왔으므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4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사방으로 평화를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5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어 왕위에 앉힐 네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6 이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내게 베어 주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할 것이며, 내가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이 정하는 대로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당신의 시돈 사람들처럼 나무 베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레바논 백향목(Cedar of Lebanon)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귀한 건축 자재였다. 티그리스·유프라테스 유역의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나일 삼각주는 고급 목재가 없었다. 레바논 산맥의 히말라야시다(Cedrus libani)는 최장 40미터까지 자라며 향이 강하고 잘 썩지 않았다.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레바논 삼나무 숲 원정이 나온다. 이 나무를 가진 페니키아인들은 목재로 지중해 전역과 무역했다.

7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도다.”

8 히람이 솔로몬에게 보냈다.

“당신이 내게 보내신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백향목과 잣나무에 관한 당신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겠습니다.

9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 바다까지 내려오게 하고 내가 그것들을 바다에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시는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거기서 풀면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당신은 내 왕실의 음식을 대주심으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10 히람이 솔로몬의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냈다.

11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 음식으로 밀 이만 고르와 맑은 기름 이십 고르를 주었다. 해마다 그렇게 했다.

12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둘이 조약을 맺었다.

히람은 두로의 왕이었다. 페니키아인들은 오늘날의 레바논과 시리아 해안에 거주했다. 이들은 지중해 최고의 항해자이자 무역상이었다. 페니키아 알파벳(BC 11세기~)은 그리스 알파벳을 거쳐 라틴 알파벳의 모태가 되었다. 히람의 목재와 솔로몬의 식량 교환은 양국 모두에게 유리했다 — 이스라엘은 자재가, 페니키아는 농산물이 필요했다.





강제 노역

13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징발했다. 그 수가 삼만 명이었다.

14 그가 한 달에 만 명씩 레바논으로 교대로 보냈다. 레바논에서 한 달을 보내면 집에 두 달 있게 했다. 아도니람(Adoniram)이 역군 감독관이었다.

15 솔로몬에게는 짐 운반하는 역군이 칠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역군이 팔만 명이었다.

16 이 외에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이 삼천삼백 명으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다.

17 왕이 명령하여 크고 귀한 돌들을 뜨게 했다. 성전의 기초를 다듬은 돌들로 놓기 위함이었다.

18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게발(Gebal) 사람들이 돌을 다듬었다. 성전을 건축할 목재와 돌들을 준비했다.

강제 노역(mas, 마스)은 솔로몬 왕국의 그림자다. 이 제도는 이후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된다 — 11장에서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고,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겠다고 선언한 것이 직접적 분열 계기가 된다. 신명기 17장 왕의 율법은 왕이 백성을 이집트로 다시 이끌거나(노예화) 많은 말과 아내와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경고한다. 솔로몬의 통치는 이 경고를 하나씩 위반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다음 장 —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7년에 걸쳐 돌과 백향목이 쌓이며 집이 세워진다.




열왕기상 6장 — 7년의 집


성전 건축 시작

1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째 되던 해 시브(Ziv)월, 즉 이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 이 숫자를 글자 그대로 읽으면 BC 966년경이 출애굽 연도가 된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서 이 숫자는 상징적인 해석도 많이 받는다. 사백팔십은 40×12로, 세대(40년) 열두 개를 나타낼 수 있다. 출애굽의 정확한 연도는 여전히 학계에서 논의 중이다. 솔로몬 성전 건축 시점은 대략 BC 966-959년으로 추정된다.

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었다.

3 성전의 몸체 앞 현관(porch)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를 따라 이십 규빗이요, 그 폭이 성전 앞으로 십 규빗이었다.

4 성전을 위해 좁은 창문들을 만들었다.

5 성전 몸체 벽 곧 성전 본당과 내소 사면에 구조물을 덧붙여 사방에 연방을 두었다.

6 아래 연방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간 것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것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었다. 성전 사면 밖에 단을 내어 성전의 벽에 들보가 들어가지 않게 했다.

규빗(cubit)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약 44-52센티미터다. 본당 규격(60×20×30 규빗)은 약 27×9×13미터에 해당한다. 이집트 신전이나 바빌로니아 신전에 비해 크지 않지만, 솔로몬 성전의 중요성은 크기보다 신학적 의미에 있었다.

7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듬은 돌로 지었는데,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어떤 쇠 기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 속에 세워지는 성전 — 이 세부 묘사는 중요하다. 돌은 미리 다듬어서 현장으로 가져왔다. 성전 건축 현장에서 금속 도구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경건의 표현이었다. 전통적으로 쇠는 전쟁과 연결되었고, 성전은 평화의 공간이어야 했다.

8 중간층 문은 성전 오른쪽 옆구리에 있었는데, 나선 계단으로 중간층에 올라가고, 중간층에서 셋째 층으로 올라갔다.

9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마치고 백향목 판자와 송판으로 성전을 덮었다.

10 성전 온 사면에 높이 오 규빗의 부속 건물들을 짓고,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연결시켰다.





하나님의 약속

11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12 “네가 건축하는 이 성전에 관해 —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이루겠다.

13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14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쳤다.





내부 장식

15 성전 안쪽 벽을 바닥에서 서까래까지 백향목 판자로 입혔다. 성전 바닥을 잣나무 판자로 깔았다.

16 성전 뒤쪽 이십 규빗을 바닥에서 서까래까지 백향목 판자로 막았다. 그 내부를 지성소(Most Holy Place)로 삼았다.

17 그 앞에 있는 성전, 곧 본당의 길이는 사십 규빗이었다.

18 성전 안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다.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않았다.

19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려고 성전 안에 내소를 예비했다.

20 내소의 안쪽 길이가 이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이십 규빗이었다. 순금으로 입혔다. 백향목(cedar) 제단도 금으로 입혔다.

21 솔로몬이 성전 안을 순금으로 입히고, 금사슬로 내소 앞을 가리게 하고 금으로 입혔다.

22 성전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 내소에 속한 제단 전부도 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덮인 내부 — 이것이 중세 유럽의 대성당에서 황금 장식이 과도해진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흥미롭다. 솔로몬 성전의 영향이 종교 건축의 상상력에 미친 것은 분명하다. 정확히 같은 자리 — 모리아산 — 에 7세기에 이슬람 사원 바위 돔(Dome of the Rock)이 세워졌다. 현재 이 자리는 세 종교 모두의 성지다.

23 내소에 올리브나무로 두 그룹(cherubim · ㉸ 케루빔)을 만들었다. 높이가 각각 십 규빗이었다.

24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다섯 규빗이요, 그 그룹의 다른 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었다.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었다.

25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었다. 두 그룹의 치수와 모양이 같았다.

26 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다.

27 두 그룹을 내소 안쪽에 두었다. 그 날개들을 펼치니 이쪽 그룹의 날개는 벽에 닿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다른 벽에 닿았다. 두 날개가 성전 가운데서 서로 닿았다.

28 두 그룹을 금으로 입혔다.

29 성전 사면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 형상을 새겼다. 안팎에 다 그렇게 했다.

30 성전 바닥에도 금으로 입혔다. 안팎에 다 그렇게 했다.

31 내소의 입구를 올리브나무로 문짝을 만들었다.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오분의 일이었다.

32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을 새기고 금을 입혔다. 그룹들과 종려나무에 금을 씌웠다.

33 본당 문의 문설주를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다. 이는 사분의 일에 해당했다.

34 잣나무로 두 문짝을 만들었다. 각 문짝은 두 쪽으로 접게 했다.

35 그룹과 종려나무와 핀 꽃을 새기고 새긴 것을 금으로 입혔다.

36 안뜰을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한 켜로 쌓았다.





완공

37 넷째 해 시브(Ziv)월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38 열한째 해 불(Bul)월, 곧 여덟째 달에 성전이 그 설계한 모든 양식대로 다 완성되었다. 솔로몬이 칠 년 동안 건축했다.

7년 — 이 숫자는 단순한 공사 기간이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7은 완전수다. 창세기의 7일 창조와 연결된다. 성전이 완성된 것은 새로운 창조가 완성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신이 거하는 공간이 세워졌다. 성전은 이스라엘 우주론에서 세계의 중심이었다.



다음 장 — 왕궁이 13년에 걸쳐 세워진다. 그리고 성전 마당을 채울 거대한 기물들이 제작된다 — 놋바다, 두 기둥, 열 개의 물두멍.




열왕기상 7장 — 놋바다와 두 기둥


왕궁 건축

1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완성했다.

2 그가 레바논 나무 궁(Palace of the Forest of Lebanon)을 지었는데, 길이가 백 규빗이요, 너비가 오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었다. 사열로 된 백향목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를 놓았다.

3 기둥들 위의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기둥이 사십오 개요 열마다 열다섯 개였다.

4 창틀이 세 열이요 창문이 세 층 창틀을 향하여 세 번 있었다.

5 모든 문과 문설주를 네모지게 했고 창문들은 세 층 창틀을 향하여 세 번 있었다.

6 기둥들의 현관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오십 규빗이요, 너비가 삼십 규빗이었다.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 앞에 있었다.

7 재판하기 위해 재판 현관(Hall of Judgment)을 만들고, 바닥에서 서까래까지 모두 백향목으로 입혔다.

8 솔로몬의 거처하는 다른 뜰은 그 현관 안쪽에 있었고 그것과 같은 양식으로 지었다.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도 이 현관과 같은 집을 지었다.

9 이것들은 다 귀한 돌들이었다. 자와 톱으로 안팎을 다 치수에 맞게 다듬었다. 기초에서 처마까지, 밖에서 큰 뜰까지 다 그러했다.

10 기초는 큰 돌들이었는데 열 규빗 되는 돌도 있고 여덟 규빗 되는 돌도 있었다.

11 위에는 귀한 돌들이었는데 치수에 맞게 다듬은 것들이요, 백향목이었다.

12 큰 뜰 사면은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한 켜였다.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성전 현관도 그러했다.

왕궁이 성전보다 두 배 이상 긴 시간(13년)이 걸렸다는 것은 성전의 규모보다 왕궁의 규모가 더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부 학자들은 이 순서 — 성전 7년, 왕궁 13년 — 에서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었는지를 읽는다. 본문은 판단하지 않는다.





히람의 기술

13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두로에서 히람(Hiram)을 데려왔다.

14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놋 대장장이였다. 히람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어 모든 놋 기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가 솔로몬 왕 앞에 와서 모든 공사를 행했다.

이 히람은 왕 히람과는 다른 사람이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출신이고 아버지가 페니키아인인 금속 장인이다. 역대하 2:14에는 어머니가 단 지파 여자로 표기되어 있다. 이 차이는 본문 전승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은 그가 두로의 기술을 이스라엘 성전에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두 기둥

15 그가 놋기둥 두 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높이가 십팔 규빗이요, 한 기둥 둘레는 열두 규빗이었다.

16 기둥들 꼭대기에 놓을 두 기둥머리를 녹인 놋으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머리 높이는 다섯 규빗이었다.

17 두 기둥머리 위에 그물 모양의 장식을 했다. 줄을 꼬아 만든 사슬이 있었는데 각 기둥머리 위에 일곱 개씩이었다.

18 기둥들을 만들 때 기둥머리들을 둘러쌀 두 줄 석류를 만들었다.

19 현관의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는 백합화 모양이요, 높이가 사 규빗이었다.

20 두 기둥 위의 기둥머리들 — 그물과 위로 난 곳 옆에 — 에 석류 이백 개씩 있었는데 사방을 둘렀다.

21 이 기둥들을 성전 현관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야긴(Jachin — ‘그가 세우신다’)이라 이름했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보아스(Boaz — ‘강함 안에’)라 이름했다.

22 기둥들 꼭대기에 백합화 모양이 있었다. 기둥들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야긴”과 “보아스” — 이 이름들은 수천 년간 해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직역은 “그가 세우신다”와 “강함 안에”다. 합치면 “하나님이 강함 안에서 세우신다” 정도의 의미가 된다. 솔로몬 성전은 BC 587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된다. 두 기둥도 그때 무너졌다(왕하 25:13). 기둥이 남긴 이름만이 기록 속에 남아 있다.





놋바다

23 그가 녹인 놋으로 바다(Sea)를 만들었다. 지름이 십 규빗이요, 둥글고 높이는 다섯 규빗이었다. 둘레는 삼십 규빗 줄로 쌀 수 있었다.

24 그 아래에는 테두리를 두르고 있었는데 바다 사방을 박 모양으로 둘렀다. 규빗에 박 열 개씩으로 두 줄이었다. 이것들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한 덩어리로 부었다.

25 그 바다를 열두 황소 위에 올려놓았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했으며 바다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황소들의 뒷부분은 안쪽을 향했다.

26 그 두께는 한 손 너비요, 그 가장자리는 잔 가장자리 같고 백합화 모양이었다. 그 용량은 이천 고르였다.

놋바다는 성전 제사에서 제사장들이 씻는 데 쓰였다. 열두 황소 위에 놓인 거대한 물 그릇 — 황소 세 마리가 각 방향을 향한다는 것은 우주적 상징이다. 1928년 시리아 북서부 우가릿(Ugarit) 발굴(1929~)에서 나온 가나안 신화 문헌들에서 ’바다(얌, Yam)’는 혼돈의 신이다. 이스라엘은 그 혼돈의 바다를 황소가 떠받치는 물 그릇으로 바꾸어놓았다 — 혼돈을 질서 안에 가두는 신학적 상징으로.

27 또 놋으로 열 개의 물두멍 받침을 만들었다. 각 받침의 길이가 사 규빗이요, 너비가 사 규빗이요, 높이가 삼 규빗이었다.

28 받침의 만든 양식은 이러하다. 선반이 있고 선반들은 기둥들 사이에 있는데

29 기둥들 사이의 선반들 위에 사자와 황소와 그룹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도 그렇게 했다. 사자와 황소 아래에는 화환이 있었다.

30 각 받침에 네 놋바퀴가 있고 놋 축들이 있었다. 네 다리에는 어깨들이 있는데 그 어깨들은 바다 아래에 화환들 맞은편에 부어서 만들었다.

31 그 받침 위 꼭대기 안은 한 규빗이요, 그 위는 둥글어 받침 크기의 반에 이르고 위에도 조각들이 있었다. 선반들은 네모였고 둥글지 않았다.

32 선반들 아래 네 바퀴들이 있었는데 바퀴 축들은 받침에 붙어 있었다. 각 바퀴 높이는 한 규빗 반이었다.

33 바퀴들의 모양은 병거 바퀴 같았다. 바퀴 축들, 바퀴 테들, 바퀴 살들, 바퀴 통들이 다 부어 만들었다.

34 각 받침 네 어깨에 네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들은 받침과 함께 부어 만들었다.

35 각 받침 꼭대기에 높이 반 규빗의 받침 테두리가 있었고 받침 꼭대기의 선반들과 기둥들은 받침과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36 받침 기둥들 위에와 선반들 위에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를 빈 곳마다 화환을 두어 새겼다.

37 이와 같이 열 개의 받침을 만들었는데 각각 같은 크기로 한 덩어리로 부었다.





물두멍 열 개

38 또 놋으로 물두멍 열 개를 만들었는데 각 물두멍에는 사십 고르가 들어가고 각 물두멍의 지름이 사 규빗이었다. 그 열 개의 받침 위에 물두멍을 하나씩 놓았다.

39 성전 오른쪽에 다섯 받침을 두고 성전 왼쪽에 다섯 받침을 두었다.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두었다.

40 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대접들도 만들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맡은 공사를 마쳤다.

41 두 기둥과 두 기둥 위 기둥머리의 두 공 모양과 두 기둥머리를 장식한 두 그물과

42 두 그물을 위한 사백 석류들 — 한 그물에 석류 두 줄씩 — 과 두 기둥 위의 기둥머리들을 덮는 것들과

43 열 받침과 받침 위의 열 물두멍과

44 하나의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두 황소와

45 부삽들과 부삽들과 대접들이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만든 이 모든 기물들은 빛나는 놋이었다.

46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숙곳(Succoth)과 사르단(Zarethan) 사이의 진흙에 부어 만들었다.

47 솔로몬이 기물들을 다 달지 않았다. 놋의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 기물들

48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다. 금 제단과 진설병 상과

49 내소 앞에 오른쪽에 다섯, 왼쪽에 다섯인 순금 촛대들과 금 꽃들과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50 순금 대접들과 불집게들과 사발들과 숟가락들과 불 그릇들과 성전 문인 내소의 문들과 성전 본당의 문들의 순금 경첩들이었다.

51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마쳤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드린 것들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성전 건축의 완성 — 돌과 금과 놋과 백향목으로 세운 이 건물은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다. 그로부터 70여 년 뒤 귀환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제2성전)을 세웠고, 헤롯 대왕이 BC 20년경 이것을 대폭 확장했다. 그 헤롯 성전이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다시 파괴된다. 현재 예루살렘 통곡의 벽(Western Wall)은 그 헤롯 성전 뜰의 서쪽 외벽이다.



다음 장 — 성전이 완성되었다. 언약궤를 옮기는 날,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운다.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




열왕기상 8장 — 구름이 성전을 채우다


언약궤를 옮기다

1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Zion)에서 메어 올리려 함이었다.

2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 앞에 모였다. 에다님(Ethanim)월, 즉 일곱째 달 절기였다.

3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었다.

4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메어 올렸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메어 올렸다.

5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무수히 제사를 드렸으므로 셀 수도 없었다.

6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자리에 메어다 두었다. 내소 곧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다.

7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 궤 위에서 덮어 궤와 그 채들을 위에서 덮었다.

8 채들이 길어서 그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까지 거기 있다.

9 그 궤 안에는 돌판 둘 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Horeb)에서 넣은 것이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있었다고 기록한다. 히브리서 9:4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도 있었다고 말한다. 두 전통이 다르다. 솔로몬 성전 봉헌 당시에는 돌판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약궤의 행방은 BC 587년 이후 알 수 없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악숨(Axum)에 원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학계가 검증한 바는 없다.





구름이 가득 차다

10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다.

11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해 섰다가 능히 섰다가 다시 서서 섬기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기 때문이다.

구름 — 히브리 성경에서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다.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을 덮은 구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 기둥이 이제 성전을 채운다.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은 압도적 임재의 표현이다. 이 장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사 6장)과 에스겔이 강가에서 본 환상(겔 1장)과 연결된다 — 신의 임재 앞에서 사람은 서 있기 어렵다.

12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 내가 주를 위해 계실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가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14 왕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섰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었다. 왕이 복을 빌었다.





솔로몬의 감사

15 솔로몬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16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온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어느 지파 중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17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했으나

18 여호와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뜻이 좋도다.

19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아들 —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20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1 우리 열조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담긴 여호와의 궤를 그 안에 둘 곳을 예비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

22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

23 솔로몬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풀으시는 분입니다.

24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주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주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2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다.’

26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7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28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주의 앞에 올리소서.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 하신 곳을 향해 밤낮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중에 용서하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 솔로몬의 기도는 신학적으로 정교하다. 성전을 짓고 나서 그는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이것은 역설이다. 그러나 이 역설이 성경 신학의 핵심이다 —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히지 않는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31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죄를 범하면 — 맹세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가 와서 이 성전 앞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32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사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의 죄를 정하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움에 따라 갚으소서.

33 만약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범함으로 원수에게 패하게 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34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35 만약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거든, 그들이 이 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죄를 떠나면

36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행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37 만약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마르거나 깜부기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타나거나, 원수가 그 땅을 포위하거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이 있거든,

38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이 있음을 깨닫고 손을 들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39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행하시되, 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의 행동대로 갚으소서. 주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40 그들이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41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위해 먼 땅에서 올 때에 —

42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펼치신 팔에 관해 들었을 때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43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하셔야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 — 솔로몬 기도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요청한다. 수백 년 뒤 예수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며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내쫓을 때 이사야 56:7(“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을 인용한 것은 솔로몬 기도의 연장선이다.

44 주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주가 보내신 길로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45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의를 지키소서.

46 만약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면 —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 주가 그들에게 분을 내시고, 원수에게 그들을 넘겨주어 원수들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

47 그들이 끌려간 땅에서 마음에 느끼고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악하게 행했습니다’ 하면

48 그들이 원수에게 끌려간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주의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49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의를 지키소서.

50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 앞에서 주의 백성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소서.

51 주가 이집트에서, 쇠 풀무와 같은 곳에서 데려오신 주의 기업과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52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주께 부를 때마다 들어 주소서.

53 주 여호와여, 주가 우리 열조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온 세상 민족 가운데서 주의 기업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54 솔로몬이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쳤다. 그가 일어났다.

55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큰 소리로 복을 빌었다.

5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말씀하신 좋은 말씀이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

57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열조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원한다.

58 우리 열조에게 명령하신 모든 길로 행하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로 향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59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말들이 밤낮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까이 있어서, 날마다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의를 지켜 주시기를 원한다.

60 온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61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로지 하여 오늘 그의 법도를 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봉헌 제사

62 왕과 왕과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63 솔로몬이 화목제를 드렸는데,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양이 십이만 마리였다. 이렇게 왕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을 봉헌했다.

64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 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했다.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번제단이 너무 작아 그 모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65 솔로몬이 그때 절기를 행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다. 레보 하맛(Lebo Hamath)에서 이집트 시내까지 큰 회중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 일을 지내고, 또 칠 일 모두 십사 일을 지냈다.

66 여덟째 날에 왕이 백성을 돌려보냈다. 백성이 왕을 위해 복을 빌었다. 여호와가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행하신 것을 인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하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 중 하나다. 이 기도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미리 보고 쓴 것처럼 읽힌다. 포로, 귀환, 이방인의 참여 — 이 모든 주제들이 기도 안에 담겨 있다. 학자들은 이 기도가 신명기 사관에 의해 포로기 이후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한다. 그러나 본문은 이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로 전한다.



다음 장 —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다. 약속을 반복하고, 경고를 더한다. 솔로몬의 무역과 건설이 이어진다.




열왕기상 9장 — 두 번째 약속, 그리고 경고


두 번째 환상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룰 때에

2 여호와가 기브온(Gibeon)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두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셨다.

3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4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모두 행하여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항상 네게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항상 네게 있을 것이다.

6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돌이켜 내 앞에서 떠나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7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8 이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라.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요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성전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는고?’ 하면

9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열조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취하여 절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 경고는 BC 587년 성전 파괴를 정확하게 예언한다. 신명기 사관은 이 역사가 기록될 때 이미 그 파괴가 일어난 뒤였음을 감안한다. 역사는 신학의 틀 안에서 해석된다 — 재앙은 우연이 아니라 언약 위반의 결과라는 것이다.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10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십 년 만에 건축하고

11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대주었으므로, 솔로몬이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12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다.

13 그가 말했다.

“내 형이 내게 준 이 성읍들이 도대체 무엇이오?”

그러므로 그 땅을 오늘까지 가불(Cabul)이라 부른다.

“가불” — 히브리어로 “좋지 않은 것”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히람이 성읍들에 실망해 붙인 이름이다. 두로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동등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솔로몬의 강함은 부분적으로 이런 불균형한 거래 위에 세워져 있었다.

14 히람이 왕에게 금 백이십 달란트를 보냈다.





강제 노역과 건설 사업

15 솔로몬 왕이 역군을 동원한 까닭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Millo)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Hazor)과 므깃도(Megiddo)와 게셀(Gezer)을 건축하려 함이었다.

16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와 게셀을 점령하여 불사르고 성읍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결혼 선물로 주었다.

17 그리하여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벧호론(Beth-horon)과

18 바알랏(Baalath)과 그 땅의 광야의 다드몰(Tadmor)과

19 솔로몬이 소유한 모든 창고 성읍과 병거 성읍들과 마병 성읍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려 한 모든 것을 건축했다.

20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남은 자들,

21 즉 이스라엘 자손이 완전히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은 자들의 자손을 솔로몬이 오늘까지 남아 있는 노예로 삼았다.

22 다만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으로는 노예를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요, 신하요, 장관들이요, 관원들이요,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었다.

23 솔로몬의 공사 책임자들이 오백오십 명이었다. 그들이 일하는 자들을 감독했다.

24 파라오의 딸이 다윗 성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 건축한 궁에 들어갔다. 그때에 밀로를 건축했다.

25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웠다. 성전 건축을 완성했다.





솔로몬의 무역과 함대

26 솔로몬 왕이 에돔(Edom) 땅 홍해(Red Sea) 가에 있는 엘랏(Elath) 근처 에시온게벨(Ezion-geber)에서 배들을 만들었다.

27 히람이 자기 종들 곧 바다를 아는 선원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에 태웠다.

28 그들이 오빌(Ophir)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이십 달란트를 가져다가 솔로몬 왕에게 드렸다.

에시온게벨은 오늘날 요르단 아카바 만 북쪽에 해당한다. 현재 이스라엘 항구 도시 에일랏과 요르단 아카바가 이 자리에 있다. 오빌은 위치가 정확하지 않다 — 인도, 소말리아, 아라비아 반도 등 다양한 후보지가 있다. 히람의 선원들이 항해 기술을 제공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해양 무역이 독자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은 내륙 국가로, 지중해 항해 전통이 없었다.



다음 장 — 멀리 남방에서 온 여왕이 솔로몬의 이름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녀가 가져온 질문들, 그리고 솔로몬이 준 대답들.




열왕기상 10장 — 시바 여왕의 방문


여왕이 오다

1 시바(Sheba · ㉸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러 왔다. 그녀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향품과 매우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다. 그녀가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말했다.

2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말에 대답했다.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없어 그녀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3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보고, 그가 건축한 왕궁을 보고,

4 그의 밥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는 것과 그의 신복들이 서 있는 것과 그들의 예복과 그의 잔을 올리는 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리는 번제물들을 보고 기가 막혔다.

5 그녀가 왕에게 말했다.

“내가 내 땅에서 당신에 관한 것과 당신의 지혜에 관해 들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6 내가 이 말들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들은 것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이 내가 들은 것을 훨씬 넘습니다.

7 복스럽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스럽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이렇게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자들이여.

8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당신을 기뻐하사 당신을 이스라엘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시므로 공의와 의로 왕을 삼으셨습니다.”

9 그녀가 왕에게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드렸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과 같이 많은 향품은 다시는 없었다.

시바는 어디인가? 가장 유력한 후보는 두 곳이다 — 예멘(아라비아 반도 남서쪽)과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케브라 나가스트(Kebra Nagast, 14세기 에티오피아 왕조 서사시)는 시바 여왕을 마케다(Makeda)라 부르며, 그녀와 솔로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에티오피아 황실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한다. 코란 수라 27(나믈)도 솔로몬과 빌키스(Bilqis — 시바 여왕의 이름)를 다룬다. 세 전통이 같은 여왕을 이야기하지만 세부는 다르다. 본문 자체는 여왕의 이름도, 귀환 후의 이야기도 말하지 않는다.

10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에게 그녀가 원하는 것들과 구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다 주었다. 이것들 외에 솔로몬이 그의 왕의 풍성함으로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가 자기 종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부

11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거기서 또 매우 많은 백단목과 보석들을 가져왔다.

12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위한 난간과 악사들을 위한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이후에 백단목이 이만큼 들어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13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원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다 주었으니, 솔로몬이 그의 너그러운 손으로 준 것 외에 다른 것도 주었다.

14 솔로몬에게 한 해에 들어오는 금의 무게는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15 이것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자들에게서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아라비아의 왕들과 그 땅의 지방관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

16 솔로몬 왕이 두드려 만든 금 큰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마다 금 육백 세겔을 썼다.

17 또 두드려 만든 금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는데, 방패마다 금 삼 마나를 썼다. 왕이 레바논 나무 궁(Palace of the Forest of Lebanon)에 두었다.

18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다.

19 그 보좌에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으며, 앉는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 두 사자가 서 있었다.

20 여섯 층계 좌우에 열두 사자가 서 있었다. 어느 나라에도 이처럼 만든 것이 없었다.

솔로몬의 상아 보좌는 이 시대 고대 근동의 왕실 취향과 일치한다. 1928년 이후 메깃도 발굴에서 청동기 시대의 상아 조각품들이 대량으로 나왔다. “상아 왕궁”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부와 부패의 상징이 되었다(아모스 6:4 참고). 솔로몬의 화려함이 후대 예언자들의 비판 기준점이 된다.

21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들은 다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었다. 은은 솔로몬 시대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22 왕이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Tarshish · ㉸ 타르시스) 배들을 바다에 두었는데 삼 년에 한 번 다시스 배들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들을 실어왔다.

23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에서 세상 모든 왕보다 뛰어났다.

24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25 그들이 해마다 각각 예물을 가져왔는데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들이었다.

26 솔로몬이 병거들과 마병들을 모았다. 그에게 병거 일천사백 대와 마병 일만 이천 명이 있었다. 병거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배치했다.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흔하게 했다.

28 솔로몬이 이집트와 구에(Kue)에서 말을 들여왔다. 왕의 상인들이 구에에서 값을 주고 사왔다.

29 이집트에서 수입한 병거는 은 육백 세겔이요 말은 일백오십 세겔이었다. 이 같이 헷 사람의 왕들과 아람 왕들에게도 수출했다.

“다시스 배”는 지중해 원거리 항해용 대형 선박을 가리킨다. 다시스(Tarshish)는 스페인 남부 또는 사르디니아 섬으로 추정된다. 솔로몬은 홍해(오빌)와 지중해(다시스) 두 방향으로 해양 무역을 했다. 이 무역망은 그의 부의 원천이었다. 신명기 17:16은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한다. 솔로몬의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은 이 금지를 정면으로 어긴다.



다음 장 — 천 명의 여인과 천 개의 제단.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왕국 분열의 씨앗이 뿌려진다.




열왕기상 11장 — 천 명의 여인, 갈라지는 왕국


솔로몬의 여인들

1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 외에도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 모압(Moab)과 암몬(Ammon)과 에돔(Edom)과 시돈(Sidon)과 헷(Heth) 여자들을 취했다.

2 이 족속들은 전에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라고 하셨던 자들이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붙어 있었다.

3 왕에게 왕비가 칠백 명이요, 후궁이 삼백 명이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

천 명의 여인 — 이 숫자는 고대 근동 왕정에서 과장법의 성격도 있지만, 솔로몬의 외교 결혼이 광범위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고대에 왕의 결혼은 외교 조약이었다. 각 왕비는 자기 나라 신을 섬겼다. 왕의 하렘은 외교 관계의 지도였다. 그러나 신명기 17장 왕의 율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시한다. 율법과 현실이 충돌했고 솔로몬은 현실을 선택했다.

4 솔로몬이 늙으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았다.

5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Ashtaroth · ㉸ 아스타르테)과 암몬 사람의 가증한 신 밀곰(Milcom · ㉸ 밀콤)을 따랐다.

6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

7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산에 모압(Moab)의 가증한 신 그모스(Chemosh · ㉸ 크모스)를 위해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Molech)을 위해서도 그리하였다.

8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게 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와 연결된다. 그모스는 모압의 국가 신이다. 몰렉은 암몬의 신으로, 후대 전통은 어린아이 번제와 연결시킨다. 이 신들의 제단이 예루살렘 앞 산(올리브 산)에 세워진다. 이 산당들은 요시야 왕 때 폐지된다(왕하 23장).





하나님의 심판 선언

9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가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10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건만,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11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했고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왕국을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12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해 네 살아 있는 날 동안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13 다만 왕국을 다 빼앗지는 않겠다.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겠다.”

신명기 사관의 인과 신학이 여기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솔로몬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만이 아니다. 그것이 왕국 전체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판결에도 완충이 있다 — 다윗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은 기다린다. 이 “그러나”가 성경의 언약 신학을 보여준다. 심판도 언약 안에서 진행된다.





세 대적

14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대적을 일으키셨다. 에돔(Edom) 사람 하닷(Hadad)으로, 그는 에돔 왕족이었다.

15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사령관 요압이 에돔에서 전사한 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갔다가 에돔의 모든 남자를 쳤는데,

16 요압과 온 이스라엘이 에돔에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멸하기까지 여섯 달을 머물렀다.

17 그때 하닷이 도망하여 이집트로 갔다. 그는 어린 소년이었고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이 있었다.

18 그들이 미디안에서 올라와 바란(Paran)에 이르렀다. 바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 곧 이집트 파라오에게 갔다. 파라오가 그에게 집도 주고 음식도 주고 땅도 주었다.

19 하닷이 파라오 앞에서 크게 은총을 입어 파라오가 자기 처제를 아내로 주었다. 다브네스(Tahpenes) 왕비의 자매였다.

20 다브네스의 자매가 그에게 그누밧(Genubath)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다브네스가 그를 파라오 집에서 젖을 떼게 했다. 그누밧이 파라오 집에서 파라오의 자녀들 사이에서 자랐다.

21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잠들었고 요압 군사령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닷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나를 내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22 파라오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내게서 무엇이 부족하기에 네 나라로 돌아가려 하느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보내주십시오.”

23 하나님이 또 다른 대적을 일으키셨다. 엘리아다(Eliada)의 아들 르손(Rezon)으로, 그는 자기 주인 소바(Zobah) 왕 하닷에셀(Hadadezer)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24 그가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아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에 가서 거기서 살며 다메섹에서 왕이 되었다.

25 솔로몬의 생전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다. 하닷과 함께 악한 일을 했다. 이스라엘을 싫어하며 아람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

26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Jeroboam)이 손을 들어 왕을 반역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Zeredah) 사람으로, 과부의 아들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Zeruah)였다. 솔로몬을 섬기는 신하였다.

27 그가 왕에게 손을 든 까닭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의 성읍의 결함을 수리했다.

28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이 요셉 족속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 젊은이를 감독관으로 삼았다.

29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더니, 실로(Shiloh) 사람 선지자 아히야(Ahijah)가 그를 만났다. 아히야가 새 옷을 입고 길에 있었다. 그 둘뿐이었다.

30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었다.

31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열 조각을 가져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열 지파를 네게 주겠다.

32 다만 한 지파는 그에게 있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을 위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예루살렘 성읍을 위해서다.

33 이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걷지 않고 내가 옳게 여기는 것과 내 법도와 내 규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4 다만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다 빼앗지는 않겠다. 내가 선택하고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킨 내 종 다윗을 위해 그의 평생에 그를 군주로 세우겠다.

35 그러나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곧 열 지파를 네게 주겠다.

36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이는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선택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항상 등불이 있게 하려 함이다.

37 내가 너를 세워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38 네가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듣고 내 길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윗을 위해 세워준 것처럼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워 이스라엘을 네게 주겠다.

39 내가 이것으로 다윗의 자손을 고통스럽게 하겠으나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옷자락 열두 조각” — 아히야의 행동 예언이다. 예언자들은 종종 말보다 행동으로 예언했다. 이사야는 사흘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걸었고(사 20장), 예레미야는 토기를 깨뜨렸다(렘 19장). 옷을 찢는 것은 소유권의 분할을 나타낸다. 열두 지파 중 열 개가 여로보암에게, 하나가 다윗 왕조에게 남는다.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에 통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열한 번째 조각은 별도 계산이다.

40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Shishak)에게 갔다.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다.

시삭(이집트명 쇼셴크 1세, Shoshenq I)은 이집트 제22왕조의 창시자다. 그는 솔로몬이 죽은 뒤 BC 925년경 가나안을 침공한다(왕상 14:25-28). 이 침공이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 부조에 기록되어 있다. 카르나크 지명 목록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명 수십 개가 나온다. 이것이 솔로몬-르호보암 시대를 외부 문헌에서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고고학 자료다.





솔로몬의 죽음

41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 행장(the book of the acts of Solomon)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4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은 사십 년이었다.

43 솔로몬이 그의 열조와 함께 자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Rehoboam)이 대신 왕이 되었다.

솔로몬은 40년을 다스리며 시작할 때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나 끝에는 스스로 세운 성전과 그 앞 산에 서로 다른 신들의 제단을 나란히 놓았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역설이다. 지혜를 구한 왕이 우상을 세웠다. 이 긴장을 성경은 해소하지 않는다. 다만 결과를 기록한다 — 왕국이 갈라진다.

솔로몬의 역사성에 대해 직접 그를 이름으로 언급하는 외부 비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삭의 카르나크 부조(BC 925년)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이스라엘의 지명들을 나열하며 당시 이 지역에 복합적인 정치 구조가 있었음을 간접 확인한다. 솔로몬 성전의 위치로 지목된 예루살렘 성전산에서는 종교적·정치적 이유로 발굴이 제한되어 있어 고고학적 확인이 어렵다.



다음 장 —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백성이 무거운 멍에를 덜어달라고 청한다. 그의 대답이 왕국의 운명을 결정한다.




열왕기상 12장 — 어리석음이 나라를 쪼갰다


세겜의 회의

1 르호보암이 세겜(Shechem · ㉸ 스켐)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기 때문이다.

2 느밧(Nebat)의 아들 여로보암(Jeroboam)이 이집트에 있었다.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던 그였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 데려왔다.

3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4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고된 일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5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흘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갔다.





두 조언

6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섬기던 장로들에게 물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소?”

7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왕이 오늘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시면, 그들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장로들의 조언은 간결하다. 왕이 먼저 종이 되라. 그러면 백성이 따라온다.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고대의 통찰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버렸다.

8 그러나 르호보암은 장로들이 한 조언을 버렸다.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 앞에 서는 소년들에게 물었다.

9 “이 백성이 내 아버지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겠느냐?”

10 함께 자란 소년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왕께 아버지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11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지만, 나는 더욱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전갈 채찍”은 고대 근동에서 쓰인 가시 달린 채찍을 가리킨다. 르호보암의 젊은 신하들이 제안한 이 언어는 도발이다. 협상을 깨는 말이다. 그들은 왕이 약해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 두려움이 나라를 쪼갰다.





르호보암의 대답

12 사흘 만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왔다. 왕이 말했다.

13 왕이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소년들의 조언을 따라 백성에게 거칠게 대답했다.

14 “내 아버지가 너희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15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에게서 온 일이었다. 여호와가 아히야(Ahijah)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다.





나라가 갈라지다

16 온 이스라엘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보았다. 백성이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아무 유산도 없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이나 돌아보라.”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17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BC 930년경의 분열이다. 솔로몬 사후 다윗 왕조가 통치하던 하나의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진다. 북쪽 열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이룬다. 신명기 사관 — 신명기의 언약 신학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열왕기 저자 — 은 이 분열의 책임을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이전 솔로몬의 우상숭배 모두에 돌린다.

18 르호보암 왕이 강제 노역을 맡은 아도람(Adoram)을 이스라엘에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죽였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19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 반역하였고 오늘까지 그러하다.

20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회중에 불러들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스마야의 말

2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 십팔만 명의 뽑힌 용사를 모아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왕위를 회복하려 했다.

22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Shemaiah)에게 임했다.

23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다른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라.

24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Ephraim) 산지에 세겜(Shechem)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았다. 거기서 나가 브누엘(Penuel)을 건축했다.

26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속에 말했다.

“지금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27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인 그 주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백성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겠구나.”

28 왕이 계략을 내어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백성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번거롭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다.”

29 하나는 벧엘(Bethel)에, 하나는 단(Dan)에 두었다.

30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이 하나는 벧엘까지, 하나는 단까지 가서 그 앞에 나아갔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이야기가 여기서 메아리친다.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두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신”이라 했던 바로 그 말이, 여로보암의 입에서 다시 나온다. 저자가 의도한 병행이다. 여로보암의 행위는 반복된 배신으로 읽힌다. 이스라엘 북부 단(Tel Dan) 발굴에서 BC 9세기의 큰 제단 유적이 확인되었다. 여로보암의 산당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맥락이다.

31 여로보암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을 삼았다.

32 여로보암이 유다(Judah)에서 지키는 명절과 같이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에 명절을 정했다. 벧엘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분향했다. 자기가 만든 산당 제사장들을 벧엘에 세웠다.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에 벧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명절을 정하고 제단에 올라 분향했다.

다음 장 — 벧엘에서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순간, 남쪽에서 온 이름 없는 예언자가 나타난다. 그는 제단을 향해 외친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린다.




열왕기상 13장 — 벧엘의 익명 예언자


제단을 향한 외침

1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벧엘로 왔다. 여로보암이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을 때였다.

2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제단을 향해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Josiah)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네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사람의 뼈가 네 위에서 살라질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이다. 요시야는 이 예언이 선포된 지 약 삼백 년 뒤에 태어났다.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가 실제로 벧엘 제단을 허물고 사람의 뼈를 불태우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름까지 지목된 예언이 삼백 년 뒤에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것이 열왕기 저자의 신학적 주장이다. 후대 편집의 흔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3 그가 그 날 표적을 주었다.

“이것이 여호와가 말씀하신 표적이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의 재가 쏟아질 것이다.”





굳어버린 손

4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 제단을 향해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저 사람을 잡아라.”

왕이 내민 손이 굳어 버렸다. 도로 거둘 수 없었다.

5 제단이 갈라졌다.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였다.

6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내 손을 회복시켜 다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하니, 왕의 손이 전과 같이 되었다.

7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다.

“내 집으로 들어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네게 예물을 주겠다.”

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왕이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9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갔던 그 길로 돌아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10 그가 벧엘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벧엘의 늙은 예언자

11 벧엘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 날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서 한 일을 모두 전했다. 왕에게 한 말들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12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다.

13 그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에 안장을 지워라.”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 그가 나귀를 타고

14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를 만났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오?”

“그렇습니다.”

15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빵을 먹읍시다.”

16 “나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곳에서 빵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17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갔던 그 길로 돌아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18 그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소. ‘그를 집으로 데려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셨소.”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이 장의 가장 어두운 지점이다. 늙은 예언자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질투인지, 시험인지, 어떤 동기인지 본문은 침묵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예언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두었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바꾼다. 분별은 말을 한 사람의 직함이 아니라 그 말의 출처로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경고다.

19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와 그와 함께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사자에게 죽다

20 그들이 상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예언자에게 임했다.

21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22 돌아와 여호와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네 몸이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3 빵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그를 데려온 예언자가 그를 위해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24 그가 갔다. 길 가다가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에 넘어져 있었다.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

25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넘어진 시체와 시체 곁의 사자를 보았다. 그들이 가서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에서 알렸다.

26 자기를 길에서 돌아오게 한 그 예언자가 듣고 말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가 그를 사자에게 넘기셨다.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죽였다.”

27 그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나귀에 안장을 지워라.”

그들이 지웠다.

28 그가 가서 그의 시체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었다.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않았고 나귀를 죽이지도 않았다.

29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와 자기 성에서 슬피 울며 장례를 지냈다.

30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었다. 그를 슬피 울며 말했다.

“오호라, 내 형제여.”

31 장례를 마친 뒤 그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묘실에 나를 묻어라.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두어라.

32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벧엘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의 모든 산당을 향해 외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완고함

33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여로보암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도리어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 제사장들을 세웠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세워 산당 제사장을 삼았다.

34 이것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었다. 이 땅에서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멸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다음 장 —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왕이 아내를 예언자 아히야에게 변장시켜 보낸다. 아히야는 눈이 멀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가 먼저 알려주셨다.




열왕기상 14장 — 예언자의 눈과 파라오의 칼


아히야에게 간 왕비

1 그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Abijah)가 병이 들었다.

2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변장하라.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실로(Shiloh)로 가라. 거기에 아히야(Ahijah)라는 예언자가 있다. 그가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내게 말했던 사람이다.

3 빵 열 덩이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어라. 그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려줄 것이다.”

4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했다.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볼 수 없었다.

5 그런데 여호와가 아히야에게 말씀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네게 물으러 온다. 그녀가 이렇게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녀가 들어오면 다른 여인처럼 꾸미고 있을 것이다.”

6 아히야가 문소리를 듣자마자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나는 네게 무거운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진 사람이다.





아히야의 심판

7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았다.

8 내가 다윗의 집에서 왕국을 떼어 네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만 행했다.

9 너는 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가서 다른 신들, 부어 만든 신상들을 만들어 나를 격분시켰다. 나를 네 등 뒤로 던져버렸다.

10 그러므로 보라,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이스라엘에서 다 끊겠다. 집 안에 갇힌 자나 이스라엘에서 자유로이 다니는 자를 다 쓸어버리겠다. 똥을 쓸어버리듯 여로보암의 집을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11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을 것이고, 들판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 심판 선언의 언어는 구약에서 왕조 멸망을 선포할 때 쓰는 정형 어구다. “성읍에서는 개가, 들판에서는 새가” — 묻히지 못하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불명예였다.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이전 왕들보다 더 나쁘다고 단언한다. 솔로몬도 우상숭배로 심판을 받았지만, 여로보암은 온 이스라엘을 그 길로 끌어갔다.

12 이제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서는 순간,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13 온 이스라엘이 그를 슬피 울며 장례를 지낼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가운데서 오직 그만이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여로보암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게 한 것이 그에게서만 보이기 때문이다.

14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 왕이 여로보암의 집을 그 날에 끊을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15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마치 물속의 갈대가 흔들리듯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 좋은 땅에서 뽑아내어 유프라테스(Euphrates)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그들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격분시켰기 때문이다.

16 여호와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내주실 것이다. 여로보암이 범한 죄와 이스라엘을 죄에 빠트린 것 때문에.”





아들의 죽음

17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Tirzah)로 갔다. 그가 집 문지방을 밟자마자 아이가 죽었다.

18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례하고 슬피 울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여호와가 자기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19 여로보암의 행적과 그가 싸운 방법과 통치한 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0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이십이 년이었다. 여로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의 아들 나답(Nadab)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과 유다

2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Rehoboam)은 유다에서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마흔한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왕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읍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Naamah)인데 암몬 여인이었다.

22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한 죄로 여호와를 격분시켰다.

23 그들도 모든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24 그 땅에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나라들의 모든 가증한 행위를 그들이 따라했다.





시삭의 침략

25 르호보암 왕 오년에 이집트 왕 시삭(Shishak · ㉸ 시샤크)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26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다 가져갔다.

27 르호보암 왕이 금 방패 대신 놋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들의 손에 맡겼다.

28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대가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시위대 방으로 도로 가져왔다.

시삭 — 이집트 22왕조 파라오 셰숑크 1세(Sheshonq I)다. BC 925년경 가나안을 대규모로 침공했다.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Karnak)의 벽면에 그의 군사 원정 기록이 새겨져 있다. 거기에는 150개 이상의 점령 도시 목록이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이 시대 성경 밖 비문 증거다. 솔로몬이 쌓았던 부 — 성전의 금 기물과 방패 — 가 한 세대 만에 사라졌다.





르호보암의 마지막

29 르호보암의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30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31 르호보암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며 암몬 여인이었다. 그의 아들 아비얌(Abijam)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음 장 —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왕들이 교체된다. 유다의 아비얌, 아사. 이스라엘의 나답, 바아사. 아사는 긴 시간 동안 개혁을 이끈다.




열왕기상 15장 — 선한 왕 아사와 끝없는 북방의 교체


아비얌 — 아버지를 닮은 아들

1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십팔년에 아비얌(Abijam)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2 그가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왕이 되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Maacah)인데, 압살롬(Absalom)의 딸이었다.

3 아비얌이 그 아버지가 전에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4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그의 아들을 그의 뒤에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5 이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여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가 명령한 것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아비얌의 전 생애에 전쟁이 있었다.

7 아비얌의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얌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사(Asa)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사 — 개혁의 왕

8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십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9 아사가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인데 압살롬의 딸이었다.

10 아사가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11 그가 남창들을 그 땅에서 추방했다.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앴다.

12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것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그 가증한 물건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아사가 태후를 물러나게 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매우 드문 조치다. 왕의 어머니, 즉 태후는 궁정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졌다. 아사가 그 권력을 박탈한 것은 종교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성경 저자는 이것을 아사의 충성의 증거로 제시한다.

13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

14 아사가 그 아버지가 봉헌한 것과 자기가 봉헌한 것 — 은과 금과 기물들 — 을 여호와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15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일평생이었다.





아사와 바아사의 전쟁

16 이스라엘 왕 바아사(Baasha)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Ramah)를 건축했다. 유다 왕 아사에게 드나드는 자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17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보물에 남아 있는 은금을 가져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Aram) 왕 헤시온(Hezion)의 손자이며 답비몬(Tabrimmon)의 아들인 벤하닷(Ben-hadad · ㉸ 벤 하닷)에게 보냈다.

18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은금 선물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의 언약을 깨고 그가 내게서 물러나게 하십시오.”

19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자기 군대장관들을 이스라엘 성읍들로 보냈다. 이욘(Ijon)과 단(Dan)과 아벨벳마아가(Abel-beth-maacah)와 긴네렛(Kinnereth)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다.

20 바아사가 그 말을 듣고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디르사(Tirzah)로 돌아갔다.

21 아사 왕이 온 유다를 소집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던 돌과 나무를 가져다가 게바(Geba)와 미스바(Mizpah)를 건축했다.





아사의 마지막

22 아사의 행적과 그의 힘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쌓은 성읍들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3 아사가 늙어서 그 발이 병들었다.

24 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 다윗의 성에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Jehoshaphat)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나답 — 이스라엘의 왕

25 유다 왕 아사 이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6 나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에게 짓게 한 죄를 따라 행하였다.

27 잇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Baasha)가 나답을 모반하였다. 바아사가 블레셋(Philistine)에 속한 깁브돈(Gibbethon)에서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그 곳을 에워싸고 있을 때 나답을 쳐죽였다.

28 유다 왕 아사 삼년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9 바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쳤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것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쳐죽였다. 여호와가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였다.

30 여로보암이 범한 죄와 이스라엘을 죄에 빠트린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격분시킨 것 때문이었다.





바아사 — 또 다른 악한 왕

31 나답의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32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일평생 동안 있었다.

33 유다 왕 아사 삼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되어 이십사 년 동안 왕이 되었다.

34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짓게 한 죄를 따라 행하였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번갈아 기술한다. 유다 왕의 재위 연수를 이스라엘 왕의 즉위 연도와 교차시키면서 두 나라의 역사를 엮는다. 아사는 사십일 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을 통해 유다의 흔들리지 않는 축이 된다. 이스라엘 북왕국에서는 이 시기 왕조 교체가 반복된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 이 교체는 아히야의 예언 성취로 서술된다.

다음 장 — 바아사의 집도 무너진다. 시므리 7일, 오므리의 등장,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무대에 오른다.




열왕기상 16장 — 7일 왕과 이세벨


예후의 바아사 심판 선언

1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Hanani)의 아들 예후(Jehu)에게 임하여 바아사에게 전하라 하셨다.

2 “내가 너를 먼지 가운데서 들어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 빠트려 그 죄로 나를 격분시켰다.

3 내가 바아사와 그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만들겠다.

4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이다.”

5 바아사의 행적과 그가 한 일과 그의 능력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6 바아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르사(Tirzah)에 장사되었다. 아들 엘라(Elah)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7 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와 그의 집을 향해 임했다. 바아사가 행한 모든 악과 그 손으로 만든 것들로 여호와를 격분시켰기 때문이다. 또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엘라와 시므리

8 유다 왕 아사 이십육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년 동안 왕이 되었다.

9 그의 신하 시므리(Zimri)가 그를 모반하였다. 시므리는 병거 절반을 지휘하는 장관이었다. 엘라가 디르사에서 신하인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였다.

10 시므리가 들어와 그를 쳐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 이십칠년이었다.

11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앉자마자 바아사의 온 집을 쳤다. 남자는 친족이든 친구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12 시므리가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다. 예언자 예후를 통해 여호와가 바아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같았다.

13 이는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의 모든 죄 때문이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죄에 빠트려 헛된 것들로 여호와를 격분시킨 죄였다.

14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시므리의 7일

15 유다 왕 아사 이십칠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칠 일 동안 왕이 되었다.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한 깁브돈(Gibbethon)에 진을 치고 있었다.

16 진에 있는 백성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날 진에서 군대 사령관 오므리(Omri)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17 오므리와 온 이스라엘이 깁브돈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쌌다.

18 시므리가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 왕궁에 불을 놓아 그 안에서 죽었다.

19 이는 그가 범한 죄 때문이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걸으며 이스라엘을 죄에 빠트린 죄 때문이었다.

20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모반한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시므리의 왕권은 7일로 끝났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왕위다. 그는 쿠데타로 집권했고, 더 강력한 쿠데타에 의해 끝났다. 그의 이름이 이후에도 배신자의 대명사로 쓰인다 — 열왕기하 9장에서 예후가 즉위할 때 요람이 “시므리야, 이 주인 살인자야”라고 외친다.





오므리 — 사마리아를 세우다

21 그 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다. 절반은 기낫(Ginath)의 아들 디브니(Tibni)를 왕으로 삼으려 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다.

22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겼다.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23 유다 왕 아사 삼십일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십이 년 동안 왕이 되었다. 디르사에서 육 년을 다스렸다.

24 그가 세멜(Shemer)에게서 은 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Samaria) 산을 샀다. 그 산 위에 성을 쌓고 그 산의 원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불렀다.

오므리의 사마리아 건설은 BC 880년경의 일이다. 정치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새 왕조의 수도를 기존 지파 영토가 아닌 직접 구매한 땅에 세움으로써 어느 지파에도 종속되지 않는 왕의 도성을 만들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택한 것과 같은 논리다. 아시리아 비문들은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오므리의 집(Bit Humri)”이라고 불렀다. 1868년에 발견된 모압 석비(메사 비석, Mesha Stele) — 모압 왕 메사가 새긴 — 에도 오므리의 이름이 등장한다. 성경 밖에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직접 확인되는 가장 이른 증거 중 하나다.

25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

26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을 그 죄에 빠트려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격분시켰다.

27 오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능력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8 오므리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합(Ahab)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합과 이세벨

29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유다 왕 아사 삼십팔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였다.

31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 시돈 왕 엣바알(Ethbaal)의 딸 이세벨(Jezebel · ㉸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Baal)을 섬기며 경배했다.

32 그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다.

33 아합이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아합이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격분시켰다.

이세벨 — 페니키아 시돈의 공주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그녀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이스라엘 왕궁에 공식적으로 들여왔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왕실이 후원했다. 1964년 사마리아 발굴에서 상아 부조와 함께 “이세벨에게 속한”이라고 읽힐 수 있는 인장이 발견되었다. 학계에서는 그것이 이세벨의 것인지 논쟁 중이다.

34 아합 때에 벧엘(Bethel) 사람 히엘(Hiel)이 여리고(Jericho · ㉸ 예리코)를 건축했다.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Abiram)을 잃었고, 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스굽(Segub)을 잃었다. 여호와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Joshua)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였다.

다음 장 — 엘리야가 처음 등장한다. 그가 아합 앞에 나타나 선언한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 까마귀와 과부


가뭄 선언

1 길르앗(Gilead)의 디셉(Tishbe)에 사는 엘리야(Elijah)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첫 등장은 전격적이다. 소개도, 배경도, 경력도 없다. 그냥 나타난다. 이름 하나, 출신 지명 하나, 그리고 선언 하나. 바알은 가나안 폭풍신이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엘리야는 바알의 영역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비는 내 주인의 허락 없이는 오지 않는다. 이것은 신학적 선전포고다.





그릿 시냇가

2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3 “이 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Jordan · ㉸ 요르단) 강 앞에 있는 그릿(Cherith) 시냇가에 숨어라.

4 시내에서 마실 것이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겠다.”

5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다.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 살았다.

6 까마귀들이 아침마다 빵과 고기를, 저녁마다 빵과 고기를 가져왔다. 시냇물을 마셨다.

7 비가 내리지 않아 땅에 가뭄이 들었다. 시내가 말랐다.

까마귀는 구약에서 부정한 새로 분류된다(레위기 11장).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정한 새를 사용해 예언자를 먹이신다. 가장 예상치 못한 통로가 구원의 도구가 된다. 엘리야는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먹었다.





사르밧의 과부

8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9 “일어나 시돈(Sidon)에 속한 사르밧(Zarephath · ㉸ 사렙타)으로 가서 거기 살아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이게 했다.”

10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 불러 말했다.

“물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 마시게 하라.”

11 그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뒤에서 불러 말했다.

“빵 조각도 함께 가져오라.”

12 여인이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무 두 개를 모아 들어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만들어 먹고 그 뒤에는 죽으려 합니다.”

13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되, 먼저 내 것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네 것과 네 아들의 것을 만들어라.

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찾아간 사르밧은 시돈 땅이다. 이세벨의 고향 시돈이다. 바알 신앙의 본거지다. 그 땅에 사는 이방 과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예수가 나사렛 회당에서 이 여인을 언급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는 이방인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졌다” — 누가복음 4장 25-26절. 이방인을 향한 은혜의 전례가 여기에 있다.

15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엘리야와 여인과 그 집안 식구들이 많은 날 동안 먹었다.

16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여호와가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였다.





아들의 죽음과 살아남

17 그 후에 그 집 주인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병이 심해져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

18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러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러 오셨습니까?”

19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

“아들을 내게 다오.”

엘리야가 그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뉘었다.

20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머무는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21 그가 세 번 그 아이 위에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이 그 몸속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22 여호와가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 아이의 혼이 몸속으로 돌아와 살아났다.

23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여인에게 주며 말했다.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24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과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아이 위에 엎드린 것은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린 첫 기록이다. 이후 엘리사도 같은 방식으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다(열왕기하 4장). 그 다음 세기들을 넘어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다. 이 장면은 그 긴 흐름의 첫 지점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따졌다. “당신이 이 여인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따지면서도 구했다. 그것이 그의 기도다.

다음 장 — 삼 년이 지났다. 여호와가 아합을 만나러 가라 하신다. 갈멜산.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명이 기다린다.




열왕기상 18장 — 갈멜산의 불


오바댜를 만나다

1 삼 년이 지났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가서 아합에게 네 모습을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2 엘리야가 아합에게 네 모습을 보이러 갔다.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다.

3 아합이 왕궁을 맡은 오바댜(Obadiah · ㉸ 오바드야)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4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공급했다.

5 아합이 오바댜에게 말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냇가로 가자. 혹시 풀을 찾을 수 있으면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겠다. 가축을 하나도 잃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6 그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 아합은 한 길로, 오바댜는 다른 길로 각자 갔다.

7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다. 엘리야인 것을 알고 얼굴을 땅에 대며 말했다.

“내 주 엘리야입니까?”

8 “그렇다. 가서 네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9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 주의 손에 나를 넘겨 아합에게 죽게 하려 합니까?

10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주인이 당신을 찾으러 보내지 않은 나라와 왕국이 없습니다. 그들이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왕국으로 하여금 당신을 찾지 못했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11 이제 당신은 가서 당신의 주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고 합니까?

12 내가 당신을 떠나는 순간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알리면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 오바댜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13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먹인 것을 내 주께서 듣지 못하셨습니까?

14 이제 당신은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고 합니까? 그는 나를 죽일 것입니다.”

15 엘리야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아합에게 내 모습을 보이겠다.”

16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 알렸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아합과 엘리야

17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했다.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는 자가 당신이오?”

18 엘리야가 말했다.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들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19 이제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내게 모으십시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 선지자 사백 명도 모으십시오.”





갈멜산의 대결

20 아합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았다.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린다” — 히브리어로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절뚝거린다”는 뜻이다. 명확한 선택을 피하는 태도를 절름발이 걸음에 비유한 것이다. 백성의 침묵은 의미심장하다. 그들도 몰랐다. 혹은 대답하기 두려웠다. 갈멜산(Mount Carmel)은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능선이다. 이스라엘 북부와 페니키아의 경계에 있다. 양 종교의 경계에 자리 잡은 산이다. 우가릿 신화 텍스트에서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비와 풍요를 관장한다. 이 장소에서 이 대결이 벌어진 것은 상징적이다.

22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은 자는 나 혼자뿐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사백오십 명입니다.

23 소 두 마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되 불을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한 마리를 준비하여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습니다.

24 그러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입니다.”

백성이 모두 대답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바알을 부르는 선지자들

25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하라. 소 한 마리를 택하여 준비하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불을 붙이지 마라.”

26 그들이 받은 소를 준비하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제단 주위를 뛰어다녔다.

27 정오가 되었다. 엘리야가 그들을 비웃으며 말했다.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니, 그가 생각에 잠겼거나, 볼일을 보러 갔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잠을 자니 깨워야 할 것이다.”

28 그들이 큰 소리로 불렀다. 그들의 관습대로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기까지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

29 정오가 지나서도 그들이 미친 듯이 부르짖었다. 저녁 제물 드릴 때까지 이어졌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야의 제단

30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라.”

모든 백성이 가까이 왔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다.

31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열두 개 돌을 취했다.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신 사람이었다.

32 그가 그 돌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로 씨 두 스아를 담을 수 있는 도랑을 팠다.

33 나무를 놓고, 소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말했다.

“네 항아리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부어라.”

34 “다시 하라.” 그들이 다시 했다.

“세 번 하라.” 그들이 세 번 했다.

35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다. 도랑에도 물이 찼다.





불이 내리다

36 저녁 제물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당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38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 도랑의 물도 핥아버렸다.

39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았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말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최후

40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Kishon · ㉸ 키숀) 시냇가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죽였다.

사백오십 명의 죽음은 현대 독자에게 불편하다. 고대 종교 전쟁의 논리로는 이해된다. 신명기 법전은 우상 선지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본문은 이 행동에 대해 해설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그냥 일어난 일을 전한다. 어떻게 평가할지는 독자에게 열려 있다.





비가 온다

41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큰비 소리가 납니다.”

42 아합이 올라가 먹고 마셨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넣었다.

43 사환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사환이 올라가 바라보고 말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곱 번 반복하라.”

44 일곱 번째에 사환이 말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준비하고 내려가라.”

45 그 사이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며 큰비가 내렸다. 아합이 수레를 타고 이스르엘(Jezreel · ㉸ 이즈르엘)로 갔다.

46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가 허리를 묶고 아합 앞에서 이스르엘 들어가는 곳까지 달렸다.

삼 년의 가뭄이 끝난다. 갈멜산에서 시작된 비구름이 이스르엘 평원까지 퍼진다. 엘리야가 왕의 수레보다 먼저 달렸다. 이 장면은 열왕기상의 정점이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진다. 이세벨의 전갈 한 통에.

다음 장 — “내 목숨을 가져가소서.” 엘리야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한다. 그리고 호렙산. 세미한 음성.




열왕기상 19장 — 로뎀나무 아래서


이세벨의 위협

1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알렸다.

2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말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당신의 목숨을 저 선지자들의 목숨처럼 만들지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3 엘리야가 두려워 일어나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쳤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Beersheba · ㉸ 브에르세바)에 이르렀다. 거기에 사환을 두고

4 자기는 광야로 하루 길을 더 들어가 로뎀(Broom tree — 사막 관목) 나무 아래에 앉았다. 죽기를 구하며 말했다.

“여호와여, 족합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웠다. 잠이 들었다.

갈멜산의 불 바로 다음이다. 사백오십 명의 선지자들을 죽인 뒤다. 삼 년 가뭄을 끝낸 뒤다. 그런데 엘리야가 두렵다. 도망친다. 죽기를 구한다. 영적 정점 뒤의 공허 —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발명되기 수천 년 전의 기록이다. 한 여인의 전갈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본문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냥 기록한다.





천사의 음식

5 그가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는데 한 천사가 그를 건드리며 말했다.

“일어나 먹어라.”

6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이 있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7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와서 건드리며 말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

8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의 힘으로 사십 일 사십 밤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Horeb)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번아웃에 빠진 예언자에게 처방한 것은 설교도, 사명 재확인도, 책망도 아니었다. 음식과 잠이었다. 두 번이다. “네가 갈 길이 너무 멀다”는 말은 먼저 몸을 챙기라는 뜻이다. 신학보다 밥이 먼저다. 호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나이산의 다른 이름이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신앙의 뿌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렙의 동굴

9 거기서 동굴 속에 들어가 거기서 잤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 엘리야가 말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의 언약을 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도 빼앗으려 합니다.”

11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나가서 산에 서라.”

여호와가 지나가셨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돌들을 부수었다. 바람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바람 뒤에 지진이 있었다. 지진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12 지진 뒤에 불이 있었다. 불 속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

불 뒤에 세미한 소리(still small voice — 고요하고 작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지진, 불 — 이 세 가지는 구약에서 신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내는 전통적 표현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시나이산에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는 그 어느 것 속에도 계시지 않는다. 세미한 소리 — 히브리어로 “콜 드마마 닥카(קוֹל דְּמָמָה דַקָּה)”, 직역하면 “조용한 침묵의 소리”다. 신적 임재 방식의 전환이다. 엘리야가 기대한 것은 권능의 하나님이었다. 나타나신 것은 부드럽고 고요한 음성이었다. 이 장면은 이후 유대 신비주의와 기독교 관상기도 전통에 깊이 영향을 미쳤다.

13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 동굴 어귀에 섰다. 음성이 그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4 엘리야가 말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의 언약을 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고 당신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는 처음 대답과 똑같이 대답한다. 세미한 음성도, 천사의 밥도, 사십 일의 여정도 그의 대답을 바꾸지 못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라고 느낀다. 하나님의 반응은 이 감정을 교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일을 준다.





세 가지 사명

15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Hazael)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Aram)의 왕으로 삼아라.

16 님시(Nimshi)의 아들 예후(Jehu)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아벨므홀라(Abel-meholah)의 사밧(Shaphat)의 아들 엘리사(Elisha)에게 기름을 부어 네 대신 선지자로 삼아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 칠천 명을 남겨두겠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칠천 명이 있다. 네가 모르는 사람들이. 혼자라는 느낌과 실제로 혼자인 것은 다르다. 엘리야의 자기인식은 틀렸다. 하나님은 그 틀림을 꾸짖지 않는다. 칠천 명을 일러주신다.





엘리사를 부르다

19 엘리야가 거기서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열두 겨리 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자신은 열두째 겨리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20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가라. 내가 무슨 일을 했더냐?”

21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와 소 한 겨리를 잡아 소의 도구를 불사르고 그것들로 고기를 익혀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 그런 뒤에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 그를 섬겼다.

겉옷을 던지는 것은 임명의 표시다. 엘리사는 바로 알아들었다. 그는 돌아가 부모에게 작별을 고했다. 엘리야의 대답 — “내가 무슨 일을 했더냐?” — 는 수수께끼처럼 들린다. 어떤 학자들은 “가라.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혹은 “내가 너를 막지 않는다”로 읽는다. 엘리사는 소를 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먹였다. 돌아올 배를 불태운 것이다. 그 뒤 엘리야를 따랐다. 열왕기하에서 엘리사는 스승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한다.

다음 장 — 아람 왕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한다. 아합이 두 번 이긴다. 그리고 사면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면한다.




열왕기상 20장 — 벤하닷과 두 번의 전쟁


첫 번째 포위

1 아람 왕 벤하닷(Ben-hadad · ㉸ 벤 하닷)이 자기 군대를 모두 모았다. 서른두 명의 왕들이 말과 병거와 함께 그와 함께 있었다. 올라가 사마리아(Samaria)를 에워싸고 공격했다.

2 사신을 성 안의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 말했다.

3 “벤하닷이 이같이 말한다. 네 은과 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자녀들 중 가장 좋은 것도 내 것이다.”

4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다.

“내 주 왕이여, 당신의 말씀대로 나는 당신의 것이며, 내 것도 다 당신의 것입니다.”

5 사신들이 다시 와서 말했다.

“벤하닷이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네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요구하러 사신을 보냈지만,

6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겠다.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에 좋은 것은 무엇이든 손에 쥐고 가져갈 것이다.’”

7 이스라엘 왕이 그 나라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했다.

“이 자가 악을 꾀하는 것을 보라. 그가 내 아내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요구했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않았다.”

8 모든 장로와 모든 백성이 말했다.

“듣지 마십시오. 허락하지 마십시오.”

9 아합이 벤하닷의 사신에게 말했다.

“내 주 왕에게 말하라. 처음에 당신이 요구한 것은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신들이 돌아가 벤하닷에게 이 말을 전했다.

10 벤하닷이 다시 보내 말했다.

“내가 사마리아 가루를 내 모든 백성이 손 가득히 움켜갈 만큼 남긴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11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다.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자랑하지 말라고 해라.”

12 벤하닷이 이 말을 듣고, 왕들과 함께 장막에서 마시고 있다가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진을 치라.”

그들이 성을 향해 진을 쳤다.





선지자의 예언

13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무리가 보입니까? 내가 오늘 그것을 당신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14 아합이 물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관원들의 수하 청년들을 통해서입니다.”

“누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까?”

“당신이 해야 합니다.”

15 아합이 각 지방 관원들의 수하 청년들을 세어보니 이백삼십이 명이었다. 그 뒤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세어보니 칠천 명이었다.

16 그들이 정오에 나아갔다. 벤하닷은 자기를 도우러 온 서른두 명의 왕들과 함께 장막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

17 지방 관원들의 수하 청년들이 먼저 나아갔다. 벤하닷이 사신을 보내니, 사신들이 돌아와 말했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8 벤하닷이 말했다.

“화친하러 나왔으면 살려서 잡아라. 싸우러 나왔으면 살려서 잡아라.”

19 지방 관원들의 수하 청년들이 성에서 나왔다. 군대가 그 뒤를 따랐다.

20 각자 자기 앞의 사람을 쳤다.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했다. 아람 왕 벤하닷은 말을 타고 기병들과 함께 도망쳤다.

21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쳤다. 아람에 큰 패배를 입혔다.





두 번째 전쟁

22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가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23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습니다.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24 이렇게 하십시오. 왕들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 관원들을 세우십시오.

25 당신이 잃은 것과 같은 수의 군대를 모으십시오.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맞추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

26 이듬해 봄에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아벡(Aphek)으로 올라왔다.

27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식량을 지급받고 그들을 대적하러 나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앞에 진을 쳤다. 두 작은 떼의 염소 때처럼 보였고, 아람 사람들은 땅에 가득했다.

28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했으므로, 내가 이 큰 무리를 모두 당신 손에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29 그들이 서로 대치한 지 칠 일이 되었다. 칠 일째 되는 날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 만에 보병 십만 명을 쳤다.

30 나머지는 아벡 성으로 도망쳤다. 성벽이 이만칠천 명 위에 무너졌다. 벤하닷도 도망쳐 성 안 골방으로 들어갔다.





아합의 실수

31 벤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들으니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 합니다. 우리가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머리에 굵은 베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혹시 그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32 그들이 허리에 베옷을 두르고 머리에 굵은 베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당신의 종 벤하닷이 살려주십시오.”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33 신하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급히 말을 받아 말했다.

“예, 벤하닷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라.”

벤하닷이 나오자 아합이 그를 병거에 태웠다.

34 벤하닷이 말했다.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시장을 열었듯이 당신도 다메섹에 시장을 여십시오.”

“내가 이 언약으로 당신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벤하닷과 언약을 맺고 그를 보냈다.





선지자의 심판

35 선지자들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료에게 말했다.

“나를 쳐라.”

그 사람이 치기를 거부했다.

36 그가 그에게 말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내게서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칠 것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서 떠나가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37 그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말했다.

“나를 쳐라.”

그 사람이 그를 쳐서 상처를 내었다.

38 선지자가 가서 머리에 재를 뿌려 변장하고 길 가에서 왕을 기다렸다.

39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왕에게 외쳤다.

“당신의 종이 전투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내게 포로를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라. 만약 이 사람이 도망가면 당신의 목숨이 그의 목숨 대신이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할 것이다.’

40 당신의 종이 이리저리 하다 보니 그가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했다.

“네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받아라.”

41 그 선지자가 급히 머리에서 재를 벗겼다. 이스라엘 왕이 그가 선지자 중 하나인 것을 알아보았다.

42 그가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손에서 놓아주었으므로, 당신의 목숨이 그의 목숨 대신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그의 백성 대신이 될 것입니다.”

43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비유로 왕을 함정에 빠트리는 방식 — 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과 같다. 왕이 스스로 판결을 내린 뒤 그 판결이 자신에게 적용된다. 아합은 벤하닷을 놓아주었다. 하나님이 멸하라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 죄값은 나중에 치른다. 22장의 전쟁에서.

다음 장 — 나봇의 포도원. 아합이 원하지만 얻지 못한다. 이세벨이 방법을 찾는다.




열왕기상 21장 — 나봇의 포도원


아합의 청

1 이 일들 뒤에 이스르엘 사람 나봇(Naboth)이 이스르엘(Jezreel · ㉸ 이즈르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곁에 있었다.

2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당신의 포도원이 내 집 옆에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채소밭으로 삼고 싶소. 그 대신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당신이 원하면 그 값을 은으로 드리겠소.”

3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내 조상들의 유산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봇의 거절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다. 레위기 25장의 토지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가족 토지는 영구적으로 양도할 수 없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각 가문은 그 위탁자다. “조상들의 유산” — 이 말이 핵심이다. 나봇은 법을 따른 것이다. 왕에게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다.

4 아합이 그 말에 근심하고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네게 드리지 않겠다” 한 말 때문이었다. 아합이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먹지 않았다.

5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근심하고 먹지 않습니까?”

6 아합이 그녀에게 말했다.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은을 주고 살겠다. 네가 원하면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더니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않겠다’고 했소.”





이세벨의 계략

7 이세벨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당신 아닙니까? 일어나 먹으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8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도장을 찍었다. 나봇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9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앞의 높은 자리에 앉혀라.

10 그리고 두 불량배를 그의 앞에 앉히고 그를 고발하여 ’당신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하게 하라. 그런 다음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죽여라.”

11 나봇의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행했다.

12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앞의 높은 자리에 앉혔다.

13 두 불량배가 와서 나봇의 맞은편에 앉아 백성 앞에서 나봇을 고발하여 말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죽였다.

14 그들이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15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은을 받고 팔기를 거절한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나봇이 살아 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16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다.

나봇의 죽음에서 권력의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왕이 직접 하지 않는다. 아내가 한다. 아내도 직접 하지 않는다. 편지를 쓴다. 편지도 왕의 도장을 찍는다. 지역 장로들이 실행한다. 불량배들이 증언한다. 법의 형식이 살인 도구가 된다. 이것이 제도적 폭력의 원형이다.





엘리야의 선언

17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18 “일어나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가라. 그가 사마리아에 있다.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갔다. 거기서 그것을 차지하려 한다.

19 그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이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20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내 원수여, 당신이 나를 찾았소?”

“당신이 스스로를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를 찾은 것이오.

21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재앙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뒤를 끊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종이든 자유인이든 끊겠습니다.

22 당신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Jeroboam)의 집처럼, 아히야(Ahijah)의 아들 바아사(Baasha)의 집처럼 만들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죄에 빠트렸기 때문입니다.

23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개들이 이스르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입니다.

24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가 먹을 것입니다.”





아합의 회개

25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려고 자신을 판 자였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다.

26 아합은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아모리(Amorite) 사람들이 행한 대로 우상을 따르며 매우 심하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

27 아합이 이 말들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누울 때도 굵은 베옷으로 덮고 천천히 걸어 다녔다.

28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29 “아합이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스스로 낮추었으므로,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의 아들의 날에 내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합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면서도 회개했을 때 심판이 유예된다. 하나님의 반응이 그것이다. 판결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때가 미뤄진다. 아합에 대한 신학적 평가가 복잡해지는 지점이다. 이세벨에게 충동된 자이면서도 스스로 굴복할 수 있었던 자. 그러나 그의 굴복은 지속되지 않는다. 22장에서 아합은 다시 전쟁터로 향한다.

다음 장 — 삼 년이 지났다. 아합이 아람의 라못 길르앗을 탈환하려 한다. 여호사밧이 함께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긴다고 한다. 오직 미가야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한다.




열왕기상 22장 — 우연한 화살


삼 년의 평화

1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삼 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2 삼 년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Jehoshaphat)이 이스라엘 왕을 방문했다.

3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르앗(Gilead)의 라못(Ramoth)이 우리의 것인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아람 왕의 손에서 그 곳을 되찾는 일을 미루고 있다.”

4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겠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5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약 사백 명을 모았다.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말겠소?”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6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우리가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Micaiah · ㉸ 미카야)가 한 명 있소.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나는 그를 싫어하오. 그가 내 일을 좋게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쁘게만 예언하기 때문이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8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말했다.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라.”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각자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 마당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10 그나아나(Chenaanah)의 아들 시드기야(Zedekiah · ㉸ 츠드키야)가 철 뿔들을 만들어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찌를 것이며 멸할 것입니다.”

11 모든 선지자들이 이같이 예언하여 말했다.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데려오다

12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그에게 말했다.

“보라,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되었소.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와 같이 좋은 말을 하시오.”

13 미가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14 미가야가 왕에게 이르렀다. 왕이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말겠소?”

미가야가 왕에게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15 아합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몇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다짐을 받아야 하오?”

미가야의 첫 대답은 거짓말이었다. 왕이 알아챘다. 왕이 진실을 요구한다. 이 역설이 이야기의 핵심이다. 아합은 진실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런데 동시에 거짓말도 알아본다. 그는 진실을 듣기 싫었던 것이지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알면서도 가는 것이다.

16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산에 흩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각자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라.’”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그가 내 일을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 예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미가야의 환상

18 미가야가 말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가 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좌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19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그가 라못 길르앗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20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21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꾈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대로 하라.’

22 보십시오. 여호와가 왕의 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두셨습니다. 여호와가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본문 중 하나다.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신다는 말이다. 욥기 1장의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와 구조적으로 닮았다. 신적 허용 — 악이 있지만 그 악도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움직인다는 신학이다. 학자들은 이것을 고대 이스라엘의 일신론이 완전히 발전하기 전 단계의 신학적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거짓말을 허용하신다는 심판 신학으로 보기도 한다. 본문은 한 쪽을 단정하지 않는다.

23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어느 길로 나를 떠나 당신에게 갔더냐?”

24 미가야가 말했다.

“당신이 골방 속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알게 될 것이오.”





감옥에 갇힌 미가야

25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Amon)과 왕의 아들 요아스(Joash)에게 넘겨라.

26 말하라. 왕의 말이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조금씩 먹여라.”

27 미가야가 말했다.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라못 길르앗 전투

28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갔다.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가겠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갔다.

30 아람 왕이 자기 병거 장관들에게 명령했다.

“작은 자나 큰 자와는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31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향해 싸우려 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병거 장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추격하기를 그쳤다.

32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내가 부상당했다. 전차를 돌려 진에서 나를 빼내어라.”

33 그 날 전투가 치열해졌다. 왕이 아람 사람들을 향해 저녁까지 병거 속에 버텼다. 저녁에 죽었다.

34 피가 병거 구덩이에 흘러들어갔다.

35 해가 질 때 진영을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왕이 죽었다.

36 사마리아로 왕의 시신을 가져왔다. 사마리아에서 장사했다.

37 병거를 사마리아(Samaria) 못에서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창녀들도 거기서 목욕했다. 여호와가 하신 말씀대로였다.

나봇이 피를 흘린 땅 이스르엘에서 개가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라는 엘리야의 예언(21:19)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사마리아 못이다, 이스르엘이다 — 위치가 다르다. 열왕기하 9장 26절에서 더 명시적으로 나봇의 피와 아합의 죽음을 연결한다. 본문 자체의 긴장이 있다. 저자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한다. 세부 지점에서 학자들의 논의가 계속된다.





아합의 마지막과 왕조 기록

38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만든 상아 궁전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39 아합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Ahaziah · ㉸ 아하즈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사밧 — 유다 왕

40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아합 사년이었다.

41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서른다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왕이 되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Azubah)인데 실히(Shilhi)의 딸이었다.

42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였다.

43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다.

44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화친했다.

45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능력과 싸운 전쟁이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46 그는 아버지 아사 때에 남아 있던 남창들을 그 땅에서 남김없이 없앴다.

47 그 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다. 지방관이 왕의 역할을 했다.

48 여호사밧이 다시스(Tarshish) 배를 만들어 오빌(Ophir)로 금을 취하러 가게 했다. 그러나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여 가지 못했다.

49 그 때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내 신하들을 당신의 신하들과 함께 배에 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사밧이 거절했다.

50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여호람(Jehoram)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

51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Ahaziah)가 유다 왕 여호사밧 십칠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5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부모의 길과 이스라엘을 죄에 빠트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53 그가 바알을 섬기고 경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격분시켰다. 그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했다.

아합은 죽었다.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갑옷 솔기를 뚫었다. 변장하고 들어간 전투에서. 아람 왕이 노린 것은 아합이었다. 그러나 아합이 변장했으므로 병거 장관들은 여호사밧을 노렸다. 그런데 화살은 변장한 아합을 맞혔다. 의도하지 않은 화살이었다. 신적 섭리와 역사적 우연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아합의 이야기는 끝난다. 엘리야의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열왕기상은 여기서 끝난다. 솔로몬의 영광에서 시작해 분열, 우상숭배, 예언자들의 목소리,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를 지나 왔다. 엘리야는 아직 죽지 않았다. 열왕기하 2장에서 불수레가 그를 데려간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image: 열왕기하 표지]








열왕기하

두 왕국의 멸망 — 북은 아시리아에, 남은 바벨론에.




열왕기하 조망

열왕기하는 엘리야의 회오리바람 승천에서 시작해, 엘리사의 기적, 두 왕국의 흥망, 북왕국의 BC 722년 아시리아 멸망, 남왕국의 BC 587년 바벨론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까지 다룬다. 히스기야의 산헤립 침공 격퇴, 요시야의 율법책 발견과 개혁,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는 장면 — 한 민족의 정치적 종말과 신학적 진단이 함께 기록된다.


1부 · 엘리사 (1~13장)

회오리바람, 기적들, 예후의 혁명



2부 · 북왕국 멸망 (14~17장)

아시리아의 칼, 사마리아 함락(BC 722)



3부 · 남왕국의 마지막 (18~25장)

히스기야, 요시야, 바벨론 포로(BC 587)




열왕기하 1장 — 아하시야 왕의 마지막 불


창문 아래로 떨어진 왕

1 모압(Moab)이 아합이 죽은 뒤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2 아하시야(Ahaziah · ㉸ 아하즈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 그가 사자들을 보내며 말했다.

“가서 에크론(Ekron)의 신 바알세붑(Baal-Zebub — ‘파리들의 주인’) 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것인지.”

바알세붑은 에크론의 지역 신이다. ’세붑’은 파리를 뜻한다. 후대 유대 문헌과 신약성경에서 마귀의 이름 ’바알세불(Beelzebul)’이 여기서 파생된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 신에게 점을 물으러 사자를 보냈다.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3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Elijah the Tishbite · ㉸ 티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말했다.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털옷 입은 사람

5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왔다. 왕이 물었다.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6 “어떤 사람이 올라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7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에게 올라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8 “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털이 많은 사람” — 히브리어로 ’세이르 바알(בַּעַל שֵׂעָר)’이다. 이 묘사는 엘리야를 즉각 식별하는 특징이었다. 선지자의 털옷은 직분의 표식이었다. 스가랴 13:4에서 “선지자들이 각각 털옷을 걸치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이 이 전통을 반영한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도 낙타털 옷에 가죽 띠를 띠었다고 기록된다(마태복음 3:4). 본문은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연결 고리를 시각적으로 심어둔다.





불이 하늘에서

9 왕이 오십 부장과 그의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 보냈다. 오십 부장이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올라가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십니다.”

10 엘리야가 오십 부장에게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오십 명을 사를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십 명을 살랐다.

11 왕이 다시 다른 오십 부장과 그의 오십 명을 보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입니다. 속히 내려오십시오.”

12 엘리야가 대답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오십 명을 사를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오십 명을 살랐다.

13 왕이 셋째 오십 부장과 그의 오십 명을 보냈다. 셋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 엘리야 앞에 꿇어 간청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내 생명과 이 종들, 이 오십 명의 생명을 당신의 눈 앞에 귀하게 여기십시오.

14 이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첫 번째 두 오십 부장과 그 오십 명을 살랐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당신 눈 앞에 귀하게 여기십시오.”

15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가 일어나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16 엘리야가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7 엘리야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야가 죽었다.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형제 여호람(Jehoram)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년이었다.

18 아하시야가 행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시야의 통치는 2년에 불과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가 이 짧은 장에서 끝난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 엘리야는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불로 시작해 불로 끝나는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이다.



다음 장 — 요단 강이 갈라진다. 불 수레와 불 말이 나타난다.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엘리사가 겉옷을 줍는다.




열왕기하 2장 — 회오리바람을 타고


두 사람이 걸어간 길

1 여호와가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리실 때가 되었다. 엘리야와 엘리사(Elisha)가 길갈(Gilgal)에서 출발했다.

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가 나를 벧엘(Bethel · ㉸ 베텔)로 보내셨다.”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벧엘로 내려갔다.

3 벧엘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했다.

“오늘 여호와가 당신의 선생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4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가 나를 여리고(Jericho · ㉸ 예리코)로 보내셨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리고로 갔다.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말했다.

“오늘 여호와가 당신의 선생을 당신에게서 데려가실 것을 아십니까?”

“나도 압니다. 잠잠하십시오.”

6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가 나를 요단 강으로 보내셨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갔다.

세 번의 작별 시도, 세 번의 거절 — 이 반복 구조는 의도적이다. 엘리사는 스승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따라간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다. 룻이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세 번 거절했던 것과 같은 문학적 구조다. 마지막 승천의 목격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다.





요단 강이 갈라지다

7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요단 강 가에 섰다.

8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 말아 물을 쳤다. 물이 이쪽저쪽으로 갈라졌다.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 강을 가른 것은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 여호수아가 요단 강을 건넌 것과 같은 선상에 있다. 성경 안에서 물이 갈라지는 장면은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클라이맥스였다. 엘리야의 이 행위는 그를 모세-여호수아 계보에 놓는다.





“두 갑절의 영을 주소서”

9 두 사람이 건넌 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가 말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10 “네가 어려운 것을 구했다. 그러나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할 때 네가 나를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겠거니와, 보지 못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두 갑절의 영” — 히브리어 관용 표현에서 ’두 갑절’은 장자의 상속 몫을 뜻한다(신명기 21:17). 엘리사는 선지자 학파의 첫째 아들, 곧 영적 상속자가 되기를 구한 것이다. 이것은 엘리야보다 능력이 두 배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적 아버지로 삼고 적통 계승자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실제로 열왕기하에서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수는 엘리야의 거의 두 배다.





불 수레와 불 말

11 두 사람이 걸어가며 이야기할 때 갑자기 불 수레와 불 말이 두 사람 사이를 나타나며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12 엘리사가 그것을 보며 외쳤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그 마병이여!”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두 조각으로 찢었다.

“이스라엘의 전차와 그 마병” —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사용한 이 호칭은 후에 엘리사가 죽어갈 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와서 똑같이 외치는 말이 된다(13:14). 선지자 한 사람이 군대보다 낫다는 뜻이다.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병력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언이다.

엘리야의 승천 —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서 두 명이다. 에녹(Enoch)과 엘리야.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24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만 기록된다. 엘리야의 승천은 목격자가 있고, 불 수레와 회오리바람이라는 구체적 묘사가 있다. 이 두 인물은 후대 유대 묵시 전승의 핵심이 되었다. 말라기 4:5-6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예언한다. 예수는 세례 요한이 올 엘리야라고 말했다(마태복음 11:14).





겉옷을 집어 들다

13 엘리사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 들었다. 돌아와 요단 강 가에 섰다.

14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 물을 치며 말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물을 치자 물이 이쪽저쪽으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건넜다.

15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그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16 “당신의 종들 가운데 힘 있는 사람 오십 명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선생을 찾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들어 어떤 산에나 어떤 골짜기에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보내지 마라.”

17 그러나 그들이 강요하므로 부끄러워서 보내라 했다. 오십 명이 사흘을 찾아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18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리고의 물, 벧엘의 아이들

19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이 성읍이 좋은 곳에 있는 것은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20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너라.”

그들이 가져왔다.

21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거기에 던지며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제부터 이 물로 인해 죽음이 있거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22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물이 고쳐졌다. 오늘까지 그러하다.



23 엘리사가 벧엘로 올라갔다. 그가 길을 가는데 성읍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 조롱하며 말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24 엘리사가 뒤를 돌아보아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수풀에서 두 암곰이 나와 아이들 중 사십이 명을 찢었다.

25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Carmel · ㉸ 카르멜) 산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사마리아로 갔다.

벧엘의 아이들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구절 중 하나로 꼽혀 왔다. 해석이 여럿으로 갈린다.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아림 케타님(נְעָרִים קְטַנִּים)’은 실제로 젊은이들, 심지어 청년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대머리야, 올라가라”는 단순한 외모 조롱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승천하라는 조롱, 즉 선지자 공동체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독으로 읽히기도 한다. 벧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본문은 이 사건의 내면을 설명하지 않는다. 독자가 그 긴장을 안고 가야 한다.



다음 장 —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연합한다. 모압을 치러 간다.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엘리사를 찾는다.




열왕기하 3장 — 세 왕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여호람과 모압

1 아합(Ahab)의 아들 여호람(Jehoram)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십팔년이었다. 그가 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석상을 없애버렸다.

3 그러나 느밧(Nebat)의 아들 여로보암(Jeroboam)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그가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4 모압(Moab) 왕 메사(Mesha)는 양을 치는 자였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십만 마리와 수양 십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

모압 왕 메사 — 이 이름은 성경 밖 자료에도 등장한다. 1868년 요르단 디본(Dibon)에서 발견된 메사 비문(Mesha Stele, 또는 모압 비석)이 바로 이 왕이 남긴 것이다. BC 850년경으로 추정되는 검은 현무암 비석으로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비석에는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난 모압의 해방을 선언하는 메사의 말이 새겨져 있다. 성경의 기록과 같은 사건을 정반대 시각, 즉 모압의 입장에서 기록한 드문 사료다. 성경 인물이 등장하는 비성경 사료 중 가장 상세한 것 중 하나다.

5 아합이 죽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

6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와 모든 이스라엘을 둘러보았다.

7 그가 또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은 당신의 말과 같습니다.”

8 “어느 길로 올라가겠습니까?”

“에돔(Edom) 광야 길로 갑시다.”





물이 없다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출발했다. 사흘을 돌아다녔으나 군대와 가축들을 위한 물이 없었다.

10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슬프다. 여호와가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주려 하시는구나.”

11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사밧(Shaphat)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입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 이것이 엘리사를 소개하는 방식이다. 위대한 선지자의 수종자. 하인. 그러나 바로 이 수종자가 스승의 영을 두 갑절로 물려받았다.

12 여호사밧이 말했다.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엘리사와 세 왕

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아닙니다. 여호와가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14 엘리사가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을 존중하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15 이제 거문고 타는 사람을 내 앞에 데려오십시오.”

거문고 타는 사람이 타니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선지자가 예언하기 전에 음악이 먼저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그들 앞에 비파와 수금과 소고와 피리가 있었다. 음악은 영적 집중을 돕는 수단이었다. 엘리사가 거문고를 요청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본문은 이 연결을 설명하지 않는다.

16 그가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도랑들을 파라.

17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으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가축이 마실 것이다.

18 이것은 여호와의 눈에 쉬운 일입니다. 여호와가 모압을 너희 손에 주실 것입니다.

19 너희가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찍고, 모든 샘을 막고, 좋은 밭을 돌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물과 피

20 아침 제사 드릴 때가 되었다. 에돔 길에서 물이 흘러왔다. 온 땅이 물로 가득 찼다.

21 모압 사람들이 세 왕이 자기들을 치러 올라왔다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을 다 소집하여 국경에 세웠다.

22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해가 물 위에 비쳤다. 모압 사람들이 물이 피처럼 붉은 것을 건너편에서 보았다.

23 “저것은 피다. 왕들이 서로 쳐서 죽였을 것이다. 모압이여, 가서 노략하자!”

24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일어나 모압 사람들을 쳤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들어가 모압을 쳤다.

25 성읍들을 헐었다. 각자 돌을 던져 좋은 밭마다 가득 채웠다. 모든 샘을 막고 모든 좋은 나무를 찍었다. 길하레셋(Kir-hareseth · ㉸ 키르 하레셋)의 돌은 남겨 두었으나 투석군들이 에워싸고 쳤다.





메사의 마지막 선택

26 모압 왕이 전쟁이 자기에게 너무 심한 것을 보고 칼을 찬 군사 칠백 명을 이끌고 에돔 왕에게 뚫고 나가려 했으나 능하지 못했다.

27 그가 장자, 자기 왕위를 이을 자를 데려다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스라엘에 대한 크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들이 그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메사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 것은 당시 가나안 주변 문화에서 전쟁의 극단적 위기에 신을 달래는 행위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크게 분노하는 마음”이 누구의 것인지는 본문이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 모압 신 그모스(Chemosh)의 분노인지, 주변 민족들의 반감인지, 이스라엘 군대 안의 불안인지 해석이 갈린다. 메사 비문에서 메사는 그모스가 자기 백성을 구했다고 기록한다. 성경은 이 전쟁의 결론을 흐릿하게 남긴다.



다음 장 — 가난한 과부의 기름 단지가 가득 찬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얻는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는다.




열왕기하 4장 — 기름이 그칠 때까지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1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와서 내 두 아이를 데려다 종을 삼으려 합니다.”

2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당신의 여종의 집에는 기름 한 단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 “가서 밖에서 이웃 모든 사람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라.

4 너는 네 아들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붓고 가득 찬 것은 옮겨 놓아라.”

5 여인이 그를 떠나 문을 닫았다. 아들들이 그녀에게 그릇을 가져왔다. 그녀가 부었다.

6 그릇이 다 찼다. 그녀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그릇이 없습니다.”

기름이 그쳤다.

7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알렸다. 그가 말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네 아들들은 그 남은 것으로 살아라.”

기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이었다. 식용, 등불용, 의례용. 지불 수단이기도 했다. 과부가 가진 마지막 기름 한 단지가 빈 그릇들을 채울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엘리야와 시돈 과부의 이야기(열왕기상 17장)와 나란히 놓인다. 기름이 다하지 않은 과부의 이야기가 두 선지자 시대에 한 번씩 등장한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

8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Shunem)을 지나갔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먹도록 강권했다. 그 뒤 엘리사가 거기를 지날 때마다 그리로 들어가 먹었다.

9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이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10 청컨대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와서 그 다락방에서 쉬었다.

12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Gehazi · ㉸ 게하지)에게 말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라.”

게하시가 불렀다. 그녀가 앞에 섰다.

13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말하라. 네가 우리를 위해 이처럼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말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나는 내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14 “그러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랴?”

게하시가 말했다.

“그녀에게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15 “다시 불러라.”

게하시가 불렀다. 그녀가 문에 섰다.

16 엘리사가 말했다.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을 안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수넴 여인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약속받는 장면과 의도적으로 평행을 이룬다.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거늘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웃었다. 수넴 여인은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저항했다. 두 여인 모두 아들을 얻었다. 엘리사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반향을 의도적으로 담는다.

17 여인이 임신해서 그 다음 해 이맘때에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아들을 낳았다.





아이가 죽다

18 아이가 자랐다. 하루는 아이가 추수꾼들에게 나가 아버지에게 갔다.

19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머리야, 머리야!”

“이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안고 가라.”

20 종이 아이를 데려다 어머니에게 주었다. 아이는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21 여인이 올라가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그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왔다.

22 여인이 남편을 불러 말했다.

“청하건대 당신이 종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빨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23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오늘 그에게로 가려느냐?”

“괜찮습니다.”

24 여인이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종에게 말했다.

“몰고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행진을 멈추지 말라.”

25 여인이 가서 갈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녀를 멀리서 보고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온다.

26 이제 달려가서 그녀를 맞아 말하라. ‘당신은 평안합니까? 당신의 남편은 평안합니까? 아이는 평안합니까?’”

“평안합니다.”

27 여인이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붙들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여인을 옆으로 밀치려 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내버려 두어라. 그의 마음이 괴롭도다. 여호와가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않으셨다.”

28 여인이 말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달려가다

29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사하지 말라. 누가 인사해도 대답하지 말라. 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아라.”

30 아이의 어머니가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일어나 그녀를 따라갔다.

31 게하시가 앞서 가서 아이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았다. 돌아와 엘리사를 만나 알렸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32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니 아이가 그의 침상에 죽어 있었다.

33 그가 들어가 문을 닫았다. 두 사람만 있었다. 여호와께 기도했다.

34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아이의 손에 놓았다. 그가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따뜻해졌다.

35 그가 내려와 집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다시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렸다.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다.

36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말했다.

“이 수넴 여인을 불러라.”

게하시가 불렀다. 여인이 들어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네 아들을 데려가라.”

37 여인이 들어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아들을 안고 나갔다.

엘리사가 아이 위에 엎드린 방식은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와 거의 같다. 스승의 방법을 제자가 그대로 따른다. 그러나 엘리야는 세 번 엎드렸고, 엘리사는 두 번이었다. 성경은 그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죽음의 국과 보리떡

38 엘리사가 길갈(Gilgal)로 돌아왔다. 그 땅에 흉년이 있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했다.

“큰 솥을 올려놓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39 한 사람이 나물을 따러 들에 나갔다.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야생 호리병박을 따서 옷에 가득 담아 와서 잘라 국 솥에 넣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40 여럿이 먹으려고 국을 떠서 먹다가 외쳤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습니다!”

먹을 수 없었다.

41 “가루를 가져오너라.”

솥에 던져 넣고 말했다.

“다시 사람들에게 먹으라.”

해로운 것이 솥에 없었다.

42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Baal-shalishah · ㉸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첫 이삭으로 만든 보리떡 이십 개와 신선한 이삭을 보자기에 담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가 말했다.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라.”

43 엘리사의 사환이 말했다.

“이것을 어찌 백 명에게 주겠습니까?”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먹고 남길 것이다.”

44 그가 그들 앞에 놓았다. 그들이 먹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남겼다.

보리떡 이십 개로 백 명을 먹인 이 기사는 신약에서 예수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사건(요한복음 6장)의 구약 예형으로 읽혀 왔다. 요한복음은 유독 엘리사 이야기와 예수의 사역을 나란히 연결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다음 장 — 시리아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온다. 문둥병을 가지고, 오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빈손으로.




열왕기하 5장 — 나아만, 요단 강에 일곱 번


위대한 장군의 한 가지

1 아람(Aram)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Naaman)은 자기 주군 앞에서 큰 사람이었다. 존귀한 자였다. 여호와가 그를 통해 아람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강한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다.

나아만의 나병 — 히브리어 ’짜라아트(צָרַעַת)’는 성경에서 여러 피부 질환을 포괄하는 단어다. 현대 의학이 정의하는 나병(한센병)과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나아만의 경우 치유 후 “피부가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묘사가 있어, 피부 변형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예수는 누가복음 4:27에서 이 장면을 직접 인용한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니라.” 예수는 이 말로 나사렛 회당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인을 고쳤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나아만은 이방인 신앙의 모범으로 예수의 입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다.





작은 소녀

2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사로잡아 왔다.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겼다.

3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Samaria)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의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4 나아만이 자기 주군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한 말을 알렸다.

5 아람 왕이 말했다.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겠다.”

나아만이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옷 열 벌을 가지고 떠났다.

6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가지고 갔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

7 이스라엘 왕이 서신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자냐? 그가 어찌하여 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보라, 그가 나와 싸울 구실을 찾고 있다!”





요단 강으로 가라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를 내게 오게 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9 나아만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10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말했다.

“너는 가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11 나아만이 노하여 가며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가 직접 나에게 나와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나병이 있는 곳 위에 그의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 것이라 했더니.

12 다마스쿠스의 강 아마나(Abana · ㉸ 아바나)와 바르발(Pharpar · ㉸ 파르파르)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것들에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나아만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갔다.

나아만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군대 장관이다. 왕의 서신을 들고 왔다. 선지자를 직접 만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선지자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심부름꾼을 보내 강물에 씻으라고 했다. 체면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이 시리아의 강보다 낫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아마나강과 바르발강은 다마스쿠스(Damascus) 주변 강으로 물이 맑고 풍부하기로 유명했다. 요단 강은 그에 비해 비교적 볼품없다.





종들의 말

13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큰 것을 행하라 했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되라고 말했는데.”

14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돌아온 나아만

15 나아만이 자기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십시오.”

16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했다. 그러나 거절했다.

17 나아만이 말했다.

“그렇다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가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당신의 종이 번제나 다른 제사를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18 오직 한 가지를 여호와가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군이 예배하기 위해 림몬(Rimmon — 아람의 폭풍신) 신전에 들어갈 때 그가 내 손에 의지하여 그가 림몬 신전에서 절하면 나도 림몬 신전에서 절해야 합니다. 이 일에 대해 여호와가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9 엘리사가 말했다.

“평안히 가라.”

나아만이 그를 떠나 얼마쯤 갔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겠다고 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반영한다. 신은 특정 땅과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스라엘 땅의 흙 위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아만은 신학적으로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그는 솔직했다. 엘리사는 그의 신앙 여정을 정죄하지 않았다. “평안히 가라”는 말이 허락이었는지 단순한 작별 인사였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게하시의 탐욕

20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생각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았구나. 내가 그를 따라가서 무언가를 받아야겠다.’

21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갔다. 나아만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보고 전차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평안합니까?”

22 “평안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선지자의 제자 청년 두 명이 내게 왔습니다. 청하건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십시오.”

23 나아만이 말했다.

“두 달란트를 받으십시오.”

나아만이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담고 옷 두 벌을 종 두 명에게 지워 게하시 앞에서 가게 했다.

24 게하시가 산에 이르러 그 물건들을 받아 집에 감추었다. 종들을 돌려보냈다.

25 게하시가 들어가 자기 주인 앞에 섰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당신의 종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26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한 사람이 전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거기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밭과 포도원과 양 떼와 소 떼와 남녀 종들을 받을 때냐?

27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들러붙을 것이다.”

게하시가 나병이 발생하여 눈처럼 흰색이 되어 물러갔다.

게하시의 나병과 나아만의 치유가 이 장에서 교차한다. 믿음으로 온 이방인은 깨끗해졌고, 탐욕으로 행한 이스라엘 사람은 나병을 얻었다. 역전이다. 이 역전은 예수가 나아만을 인용하며 말하려 한 것과 같은 메시지를 담는다. 믿음은 혈통이나 출신이 아닌 데서 온다.



다음 장 — 도끼가 물에 빠진다.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 낯선 성읍으로 이끌려 간다. 사마리아가 포위되어 아이를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른다.




열왕기하 6장 — 물 위에 뜬 도끼, 보이지 않는 군대


요단 강가의 도끼

1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하는 이곳이 좁습니다.

2 청컨대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개의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거할 처소를 그곳에 만들게 해주십시오.”

“가라.”

3 한 사람이 말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과 함께 가주십시오.”

“내가 가겠다.”

4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었다.

5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 머리가 물에 떨어졌다.

“아, 내 주여! 그것은 빌린 것입니다.”

6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어디 떨어졌느냐?”

떨어진 곳을 보여주자, 나무 하나를 베어 거기 던지니 도끼 머리가 떠올랐다.

7 “그것을 집어라.”

그가 손을 뻗어 집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열왕기하에서 가장 소박한 기적에 속한다. 쇠도끼 하나. 빌린 것이기 때문에 더 절박했다. 엘리사의 기적들이 항상 국가적 사건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선지자 공동체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이 기사의 성격이다.





아람 군대가 눈이 멀다

8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여 말했다.

“우리 진영이 아무개 곳에 있을 것이다.”

9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은 아무개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거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10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알려준 곳에 사람을 보내어 경계를 서게 했다. 이와 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1 이 일로 아람 왕의 마음이 몹시 불안했다. 그가 신하들을 불러 말했다.

“우리 중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붙었는지 내게 말하라.”

12 신하 중 하나가 말했다.

“내 주 왕이여, 아무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13 “가서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보내어 잡겠다.”

“그가 도단(Dothan · ㉸ 도탄)에 있습니다.”

14 왕이 말들과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보냈다. 밤에 와서 성읍을 에워쌌다.

15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군대가 말들과 전차들과 함께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16 엘리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17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그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여호와가 그 사환의 눈을 여셨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 수레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 이것이 이 장의 핵심이다. 사환은 보이는 군대를 보았다.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군대를 보았다. 현실의 층위가 다르다. 신앙이란 이 층위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불 수레와 불 말은 2장에서 엘리야를 데려간 그것과 같다.

18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왔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여호와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19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 길이 아니요 이것은 그 성읍도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찾는 사람에게로 인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사마리아(Samaria)로 인도했다.

20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여소서. 그들이 볼 수 있게 하소서.”

여호와가 그들의 눈을 여셨다. 그들이 사마리아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21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여, 치리이까? 치리이까?”

22 “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면 치겠지만 이 사람들을 치지 마십시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군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23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왕이 그들을 돌려보냈다. 그들이 자기 주군에게로 갔다. 이후 아람 도적 떼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마리아의 기근

24 이 일 후에 아람 왕 벤하닷(Ben-hadad)이 그의 모든 군대를 소집하여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25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다. 포위가 계속되었다. 나귀 머리 하나가 은 팔십 개였다. 비둘기 똥 사분의 일 갑이 은 다섯 개였다.

나귀 머리는 유대 법에서 먹지 않는 부정한 고기다. 그것이 은 80개. 평상시 나귀 한 마리 값이 30개 안팎이었다. 머리 하나에 80개라는 것은 기근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비둘기 똥은 실제 비둘기의 배설물이었을 수도 있고, 일종의 식물(야생 씨앗)의 별명이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끔찍한 물가였다.

26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쳤다.

“내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27 “여호와가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타작 마당에서냐? 포도주 틀에서냐?

28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무슨 사정이냐?”

“이 여인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들을 주어라. 우리가 오늘 먹자. 내 아들은 내일 먹겠다.

29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습니다. 내가 이튿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네 아들을 주어라. 우리가 먹자.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숨겼습니다.”

30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성벽 위를 지날 때 백성이 보니 왕이 속에 굵은 베를 입고 있었다.

31 왕이 말했다.

“오늘 내 머리가 내 위에 있으면 사밧(Shaphat)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시든지.”

32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었다.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왕이 자기 앞에서 사자를 보냈다.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말했다.

“이 살인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십니까? 보십시오.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그를 문 안으로 밀어 넣으십시오. 그의 주군의 발소리가 그 뒤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33 왕이 엘리사에게 내려와 말했다.

“이 재앙이 여호와에게서 났습니다. 내가 왜 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까?”

왕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셨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겠다고 말한다. 믿음의 역설적 고백이다. 신앙을 버리는 행위를 신앙의 언어로 선언한다. 다음 장에서 이 왕이 들을 소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다.



다음 장 — 성문 밖에 앉아 있던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빈 진영을 발견한다.




열왕기하 7장 — 버려진 진영


엘리사의 선언

1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 이 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한 스아는 약 7리터다. 한 세겔은 노동자 며칠치 품삯에 해당하는 은 무게다. 어제까지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였다. 내일은 밀가루 7리터가 은 1개. 이 예언이 믿겨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기적의 크기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다. 하루 만에.

2 왕이 기대는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다.

“여호와가 하늘에 창들을 만드신다 해도 이 일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네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네 명의 나병 환자

3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명이 있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느냐?

4 우리가 성읍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성읍에는 기근이 있어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서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주면 살 것이요, 그들이 죽이면 죽을 뿐이다.”

5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해질 무렵에 일어났다. 아람 진영 끝까지 이르렀을 때 거기에 사람이 없었다.

6 여호와가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이다.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Hittite)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했구나!”

7 그들이 일어나 해질 무렵에 도망했다. 장막들과 말들과 나귀들을 다 그대로 진영에 버려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했다.

8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 거기서 은과 금과 옷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 다시 돌아와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

네 나병 환자 —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사회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이다. 성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도망치거나 굶어 죽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 그들이 죽을 각오로 적진으로 걸어 들어간 결과 모두를 위한 구원이 되었다. 성경에서 가장 낮은 자들이 가장 중요한 발견을 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기쁜 소식

9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아침 빛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죄가 우리에게 미칠 것입니다. 자, 가서 왕의 집에 알립시다.”

10 그들이 가서 성읍의 문지기를 불러 알렸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갔더니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다만 말들과 나귀들이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1 문지기들이 안으로 들어가 왕의 집에 알렸다.

12 왕이 밤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람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들이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진영을 떠나 들판에 숨어 생각한 것이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우리가 잡고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다.’”

13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청컨대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소서. 성읍에 남아 있는 자들이 이미 쓸어간 이스라엘 군중과 같은 처지니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소서.”

14 그들이 두 전차와 말들을 가져왔다. 왕이 아람 군대 뒤를 따라가게 했다.

“가서 보라.”

15 그들이 따라가니 요단 강까지 아람 사람들이 급히 달아나면서 버린 옷들과 기구들이 길에 가득했다. 사자들이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다.

16 백성이 나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





장관의 최후

17 왕이 자기가 기대는 장관을 성문을 맡게 했다. 백성이 그를 성문에서 밟았다. 그가 죽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자기에게 내려왔을 때 말한 것처럼 되었다.

18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일 이 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19 그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다.

“여호와가 하늘에 창들을 만드신다 해도 이 일이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네가 네 눈으로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20 그의 몸에 그것이 임했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았다. 그가 죽었다.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 눈으로 예언의 성취를 보았다. 그러나 축복은 그의 것이 되지 않았다. 발아래 밟혀 죽는 것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 믿음과 목격은 다르다. 보는 것과 받는 것은 다르다.



다음 장 — 수넴 여인이 돌아온다. 엘리사가 아람으로 간다.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눈물 속에 선언된다.




열왕기하 8장 — 하사엘의 눈을 보다


수넴 여인의 귀환

1 엘리사가 그 전에 아들을 살려 준 여인에게 말했다.

“일어나 네 가족과 함께 가서 나그네로 살아라. 여호와가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것이 칠 년 동안 이 땅에 임할 것이다.”

2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Philistine) 땅에 가서 칠 년 동안 살았다.

3 칠 년이 끝나자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왕에게 청원하러 갔다.

4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들을 내게 알려라.”

5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린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아이를 살려 준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 왕에게 청원하러 왔다. 게하시가 말했다.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입니다.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입니다.”

6 왕이 여인에게 물었다. 그녀가 이야기했다. 왕이 신하를 정해 그녀에게 말했다.

“이 여인의 것을 다 돌려주되, 이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의 소산도 다 돌려주어라.”

이 장면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게하시가 왕에게 엘리사의 기적을 이야기하던 바로 그 순간, 그 기적의 당사자가 왕 앞에 나타난다. 성경 이야기 안에는 이런 타이밍이 자주 있다.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독자가 읽어내게 한다.





하사엘의 미래

7 엘리사가 다마스쿠스(Damascus)로 갔다.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어 있었다. 왕에게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8 왕이 하사엘(Hazael · ㉸ 하자엘)에게 말했다.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라. 그를 통해 여호와께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것인지 물어보아라.”

9 하사엘이 가서 다마스쿠스의 온갖 좋은 것들을 예물로 가져갔다. 낙타 사십 마리에 실을 만큼. 그가 와서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것인지를 물으라 했습니다.”

10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가서 말하라. 네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나 여호와가 내게 보여주셨다.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사의 말이 모순처럼 보인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면서 죽을 것이라고 한다. 병은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나 다른 원인으로 죽을 것이다. 다음 절이 그 의미를 밝힌다.

11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응시하며 부끄러울 때까지 바라보다가 울었다.

12 하사엘이 말했다.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네가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에 불을 지르고,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메치고,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를 것이다.”

13 하사엘이 말했다.

“당신의 종이 개이거늘 어찌 이런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내게 보여주셨다.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

14 그가 엘리사를 떠나 자기 주군에게로 갔다. 벤하닷이 그에게 물었다.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했느냐?”

“그가 왕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5 이튿날 하사엘이 이불을 가져다가 물에 적셔 왕의 얼굴을 덮으니 왕이 죽었다. 하사엘이 대신 왕이 되었다.

하사엘 — 그는 엘리야에게 이미 예언된 인물이었다(열왕기상 19:15).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방식은 암살이다. 엘리사는 그것을 알면서 울었다. 예언자가 안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다 왕들

16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오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Jehoshaphat)의 아들 여호람(Jehoram)이 왕이 되었다.

17 그가 왕이 될 때 삼십이 세였다.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렸다.

18 아합의 집처럼 행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9 그러나 여호와가 자기 종 다윗을 위해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 여호와가 그와 그 자손에게 등불을 항상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20 여호람 때에 에돔(Edom)이 유다의 손을 벗어나 자기들의 왕을 세웠다.

21 여호람이 전차들과 함께 사일(Zair · ㉸ 차이르)로 갔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들을 치고 전차 부대의 우두머리들을 쳤다. 그러나 백성은 자기 장막들로 도망쳤다.

22 에돔이 유다의 손을 벗어나서 오늘까지 그러하다. 그때 립나(Libnah · ㉸ 리브나)도 배반했다.

23 여호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4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다가 다윗 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시야(Ahaziah · ㉸ 아하즈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25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십이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다.

26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이십이 세였다.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Athaliah · ㉸ 아탈랴)로 이스라엘 왕 오므리(Omri)의 손녀였다.

27 그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했다.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합 가문의 사위였기 때문이다.

28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러 라못 길르앗(Ramoth-gilead · ㉸ 라못 길앗)으로 갔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람을 쳤다.

29 여호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아람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어 이스르엘(Jezreel · ㉸ 이즈르엘)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다.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문병하러 이스르엘로 내려갔다. 여호람이 병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왕 — 이스라엘의 여호람과 유다의 아하시야 — 이 이스르엘에 함께 있다. 다음 장에서 예후의 혁명이 시작되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다음 장 —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전차가 달린다. 이스르엘이 피로 물든다.




열왕기하 9장 — 예후의 전차


기름 붓는 사람

1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말했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라못 길르앗(Ramoth-gilead)으로 가라.

2 거기서 님시(Nimshi)의 손자 여호사밧(Jehoshaphat)의 아들 예후(Jehu)를 찾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를 일으켜 내실로 데려가라.

3 기름병을 가져다 그 머리에 붓고 말하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라.”

4 그 청년 선지자가 라못 길르앗으로 갔다.

5 그가 들어가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냐?”

“장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6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다.

7 너는 네 주인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서 갚으리라.

8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곧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내가 끊어버리겠다.

9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Nebat)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 또 아히야(Ahijah)의 아들 바아사(Baasha)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

10 이스르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니, 그녀를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을 열고 도망쳤다.





예후가 왕이 되다

11 예후가 자기 주인의 신하들에게로 나갔다.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평안합니까? 이 미친 자가 왜 당신에게 왔습니까?”

“당신들이 그 사람을 알고 그의 말을 알 것입니다.”

12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가 내게 이리이리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13 그들이 각각 자기 겉옷을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 아래에 깔았다. 나팔을 불며 말했다.

“예후는 왕이다!”





여호람을 치다

14 이렇게 하여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여호람을 배반했다. 여호람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을 막으려고 라못 길르앗을 지켰다.

15 여호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아람 사람들에게 입힌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르엘로 돌아온 것이다. 예후가 말했다.

“만일 이것이 당신들의 뜻이면, 아무도 성읍을 빠져나가 이스르엘에 알리지 못하게 하라.”

16 예후가 전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갔다. 여호람이 거기 누워 있었다. 유다 왕 아하시야도 여호람을 문병하러 내려와 있었다.

17 이스르엘 망대에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무리가 옵니다.”

여호람이 말했다.

“말을 타고 나가 그들을 맞이하게 하라. 그리고 평안하냐 물으라.”

18 말 탄 자가 나가 예후를 맞이하며 말했다.

“왕이 평안하냐 하십니까?”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파수꾼이 알렸다.

“사자가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19 왕이 둘째 말 탄 자를 보냈다. 그가 가서 말했다.

“왕이 평안하냐 하십니까?”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내 뒤를 따르라.”

20 파수꾼이 알렸다.

“그도 갔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차 모는 것이 님시(Nimshi)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달립니다.”

“미친 듯이 달린다” — 예후는 전차를 빠르고 거칠게 모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사람이었다. 파수꾼이 멀리서 전차 모는 방식만 보고도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별명이 되었다. 후대에 “예후처럼 몬다”는 표현이 생겼다.

21 여호람이 말했다.

“전차를 메어라.”

그의 전차를 멨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자기 전차를 타고 나가 예후를 맞으러 갔다. 이스르엘(Jezreel) 사람 나봇(Naboth)의 밭에서 만났다.

22 여호람이 예후를 보고 물었다.

“예후야, 평안하냐?”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란함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23 여호람이 손을 돌려 아하시야에게 도망치며 외쳤다.

“아하시야여, 배반이다!”

24 예후가 손에 활을 당겨 여호람의 양 팔 사이를 쏘았다.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와 그가 전차 안에서 쓰러졌다.

25 예후가 자기 장관 빗갈(Bidkar)에게 말했다.

“그를 들어다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예전에 내가 너와 함께 나봇의 아버지 아합을 따라다닐 때 여호와가 이 일을 두고 선언하셨다.

26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보았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네게 갚겠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들어다 이 밭에 던져라.”





아하시야와 이세벨

27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것을 보고 벳하간(Beth-haggan · ㉸ 벳 하간) 길로 도망했다. 예후가 그를 뒤쫓아 말했다.

“그도 전차에서 치라.”

이블르암(Ibleam) 가는 구르(Gur)의 비탈에서 그를 쳤다. 그가 므깃도(Megiddo · ㉸ 므기도)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죽었다.

28 그의 신하들이 그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했다.

29 아합의 아들 여호람 십일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세벨의 죽음

30 예후가 이스르엘에 들어왔다.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에서 내려다보았다.

31 예후가 문으로 들어오자 그녀가 말했다.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Zimri), 평안하냐?”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모욕이다. 시므리는 열왕기상 16장에서 이스라엘 왕 엘라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다가 7일 만에 불에 타 죽은 반란자다. 이세벨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비였다.

32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보고 말했다.

“내 편이 누구냐?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33 “그녀를 내던져라.”

그들이 그녀를 던졌다. 그녀의 피가 성벽과 말들에게 튀었다. 예후가 그녀를 밟았다.

34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저 저주받은 여인을 가서 장사하라. 그녀는 왕의 딸이다.”

35 그들이 가서 장사하려 했으나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남아 있지 않았다.

36 그들이 돌아와 알렸다. 예후가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가 그의 종 디셉(Tishbe)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이스르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37 “이스르엘 토지에서 이세벨의 몸이 밭의 거름이 되어, 아무도 ’이것이 이세벨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리라.”

이세벨의 죽음 — 열왕기상 21:23에서 엘리야가 선언한 예언이다. “나봇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 예언에서 거의 20년이 지난 뒤, 정확히 이스르엘에서, 정확히 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문은 이것을 엘리야의 말씀 성취로 명시한다.

예후의 혁명 — BC 841년경으로 추정된다. 이 연도는 성경 밖에서도 확인된다. 1846년 영국 고고학자들이 이라크 님루드(Nimrud)에서 발견한 검은 오벨리스크(Black Obelisk of Shalmaneser III)에 예후가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 3세에게 엎드려 조공을 바치는 부조가 새겨져 있다. 비문에 “이스라엘 사람 야우아(Yaua son of Humri)”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성경 인물이 비성경 자료에 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사례다. 오벨리스크는 현재 영국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다음 장 — 아합의 아들 일흔 명이 사마리아에 있다. 예후가 편지를 보낸다. 그리고 바알 신전이 무너진다.




열왕기하 10장 — 칠십 명의 머리


편지

1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아들 칠십 명이 있었다. 예후가 사마리아 지방 귀인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살피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2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들과 말들과 견고한 성읍과 무기가 있으니,

3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는 즉시 너희 주인의 아들 중에서 가장 선하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해 싸우라.”

4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말했다.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찌 당하겠느냐?”

5 왕궁을 맡은 자와 성읍을 맡은 자와 장로들과 보살피는 자들이 예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도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십시오.”

6 예후가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다.

“당신들이 나의 편이고 내 목소리를 따를 것이면, 당신들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르엘로 나에게 오라.”

칠십 명의 왕자들이 그 성읍의 귀인들에게 있었다. 그들이 키우고 있었다.

7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자 그들이 왕자 칠십 명을 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들에 담아 이스르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8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알렸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내일 아침까지 성문 어귀에 두어라.”





책임은 누구에게

9 아침에 예후가 나가 성문에서 서서 백성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의롭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주인을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죽인 것은 누구입니까?

10 이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가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11 예후가 이스르엘에 남아 있는 아합의 집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의 고관들과 그의 친한 자들과 그의 제사장들을 모두 죽여서 그에게 살아 남은 자가 없도록 했다.





유다 왕자들을 만나다

12 예후가 일어나 사마리아로 갔다. 도중에 벳에겟 하로임(Beth-eked of the Shepherds · ㉸ 목자들의 벳에켓) 이라는 곳에서

13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의 형제들을 만났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입니다. 왕자들의 문안과 왕후의 아들들의 문안을 하러 내려가는 중입니다.”

14 “생포하라.”

그들이 생포했다. 벳에겟 웅덩이 가에서 사십이 명을 죽였다.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나답과의 만남

15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레갑(Rechab)의 아들 여호나답(Jehonadab · ㉸ 요나답)이 오는 것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인사하며 말했다.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향해 바른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손을 내게 주십시오.”

그가 손을 주었다. 예후가 그를 끌어올려 전차에 오르게 했다.

16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위해 얼마나 열심인지 보십시오.”

예후가 자기 전차에 그를 태웠다.

여호나답(레갑의 아들) — 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으며 장막에서 사는 금욕적 집단인 레갑 사람(Rechabites)의 조상이다(예레미야 35장). 예후의 혁명에 레갑 사람의 우두머리가 동참한 것은, 예후의 행동이 당시 일부 경건한 무리에게 여호와 신앙의 회복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17 예후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 남아 있는 아합의 집 사람들을 다 쳤다.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없애버렸다.





바알 신전의 파괴

18 예후가 모든 백성을 모으고 말했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그보다 더 많이 섬길 것입니다.

19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섬기는 자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내게 부르십시오.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빠지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예후가 이것을 꾀한 것은 바알 섬기는 자들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20 “바알을 위한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라.”

그들이 선포했다.

21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모였다.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 바알의 신전이 가득 찼다.

22 예후가 예복 창고를 맡은 자에게 말했다.

“예복을 내어다가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라.”

그들에게 주었다.

23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갔다.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에게 말했다.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 있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24 그들이 들어가 번제와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예후가 밖에 팔십 명을 세우고 말했다.

“내가 너희 손에 붙인 사람 중에서 하나라도 도망치면 도망치게 한 자가 그 목숨으로 갚을 것이다.”

25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말했다.

“들어가서 치라.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쳐서 밖에 내어던졌다. 바알의 신전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26 바알의 신전에서 석상들을 가져다 불살랐다.

27 바알의 석상을 훼파하고,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려 변소를 만들었다. 오늘까지 그러하다.

28 이와 같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없애버렸다.





예후의 한계

29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벧엘(Bethel)과 단(Dan)에 있는 금송아지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30 여호와가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을 잘 실행하여 아합의 집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였으므로, 네 자손 사대가 이스라엘 왕좌에 앉을 것이다.”

31 그러나 예후는 온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예후의 통치와 죽음

32 그 때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줄어들게 하기 시작하셨다. 하사엘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들을 쳤다.

33 요단 동쪽 이스라엘 온 땅, 곧 아르논 강 가의 아로엘(Aroer) 에서부터 길르앗(Gilead)과 바산(Bashan) 곧 갓(Gad)과 르우벤(Reuben)과 므낫세(Manasseh)의 땅이었다.

34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모든 용맹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35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사마리아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36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이십팔 년이었다.

예후의 혁명은 성공했다. 아합 가문이 사라졌다. 바알 신전이 무너졌다. 그러나 예후 자신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제거하지 않았다. 개혁은 편의의 선에서 멈추었다.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셨지만 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의 땅은 줄어들었다. 부분적 순종은 부분적 결과를 낳는다.



다음 장 — 아달랴가 왕위를 빼앗는다. 다윗의 씨가 거의 끊길 뻔한다. 어린 아이 하나가 신전에 숨겨진다.




열왕기하 11장 — 신전에 숨겨진 왕


아달랴의 찬탈

1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Athaliah · ㉸ 아탈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다 죽였다.

아달랴 —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다.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여 아하시야를 낳았다.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죽자 그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왕가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다. 이것은 다윗 가문 전체를 끊으려는 시도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위에 오른 유일한 여성이지만, 그 방식이 대학살이었다.

2 그러나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Jehosheba)가 왕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Joash)를 빼내어 침실에 숨겼다. 그와 그의 유모를 숨겼다. 아달랴에게서 숨겨 죽임을 당하지 않게 했다.

3 그가 육 년 동안 여호와의 신전에 숨어 있었다. 아달랴가 그 땅을 다스렸다.

여호세바는 아하시야의 누이였고 제사장 여호야다(Jehoiada)의 아내였다(역대하 22:11). 왕궁과 신전의 두 권력이 함께 아이를 숨겼다. 요아스가 신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공간이 아달랴의 직접 통제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아달랴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신전에서 직무를 수행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획

4 칠 년째가 되었다. 여호야다(Jehoiada)가 가리 사람(Carites)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보내어 자기에게 데려왔다. 여호와의 신전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하고 왕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5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말했다.

“너희가 행할 것이 이것이다. 안식일에 교대하여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는 자들이고,

6 3분의 1은 수르(Sur) 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병 집 뒤편의 문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번갈아 왕궁을 지켜라.

7 그리고 안식일에 퇴근하는 두 대는 모두 여호와의 신전에서 왕을 위해 지켜야 한다.

8 너희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에워싸라. 대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이고, 왕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때 너희가 왕과 함께 있어야 한다.”

9 백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한 모든 것을 행했다. 각각 자기 사람들을 안식일에 퇴근하는 자들과 당번으로 오는 자들을 데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왔다.

10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여호와의 신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을 주었다.

11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신전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신전 곁에 서서 왕을 에워쌌다.

12 여호야다가 왕의 아들을 데려다가 면류관을 씌우고 증거서를 주었다.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기름을 부었다. 그들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왕이여, 만세!”





아달랴의 최후

13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신전에서 백성에게 왔다.

14 그녀가 보니 왕이 관례대로 기둥 옆에 서 있었다.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다. 온 땅의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자기 옷을 찢으며 외쳤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15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맡은 백부장들에게 명했다.

“그녀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여라.”

제사장이 말했다.

“신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16 그들이 그녀를 잡았다. 그녀가 말들이 들어오는 왕궁 문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언약의 갱신

17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워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웠다.

18 온 땅의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헐어 버렸다.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완전히 깨뜨렸다. 바알의 제사장 맛단(Mattan)을 제단들 앞에서 죽였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신전에 경비대를 세웠다.

19 그가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온 땅의 백성을 데리고 왕을 여호와의 신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로 왕궁에 이르렀다. 왕이 왕의 왕좌에 앉았다.

20 온 땅의 백성이 기뻐했다. 성읍은 조용했다.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인 것이었다.

21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일곱 살이었다.

다윗 가문의 연속성 — 아달랴의 6년 통치 기간은 다윗 가문의 씨가 사실상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다. 한 명의 아이가 신전 한구석에서 살아남았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이처럼 가느다란 실에 다윗의 약속이 매달린 적은 없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그 실을 지켰다.

아달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틀어 유일한 여왕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정통성은 왕의 어머니였다는 점에서 왔고, 그 아들이 죽자 폭력으로만 유지되었다. 6년은 짧지 않다. 그동안 다윗 가문의 남자 중 요아스만 살아 있었다.



다음 장 — 어린 왕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다. 긴 시간이 걸린다.




열왕기하 12장 — 헌금함과 망치 소리


요아스의 통치

1 예후 칠 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Zibiah · ㉸ 치브야)였다.

2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치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했다.

3 그러나 산당들이 제거되지 않아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성전 보수 — 실패한 첫 시도

4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신전에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돈 곧 인구 조사 때마다 내는 돈과 사람이 사원에 가져오는 서원의 돈과 자원하여 여호와의 신전에 가져오는 돈을

5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서 받아 신전에 파손된 것마다 보수하는 데 쓰게 하라.”

6 그러나 요아스 왕 이십삼 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이 신전의 파손된 것을 보수하지 않았다.

7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신전의 파손된 것을 보수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지 말라. 신전의 파손된 것을 위해 그것을 넘겨주어라.”

23년이 지나도록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사장들이 헌금을 직접 관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고 그것을 신전 보수보다 다른 곳에 썼을 가능성을 본문은 암시한다. 왕이 체계를 바꿨다.





성전 보수 — 헌금함

8 제사장들이 백성에게서 돈을 받지 않고 신전의 파손된 것도 보수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고 여호와의 신전 문 오른쪽 제단 곁에 두었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신전에 가져오는 모든 돈을 그 궤에 넣었다.

10 궤 안에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신전에서 발견된 돈을 계산하고 자루에 묶었다.

11 달아 본 돈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여호와의 신전에서 일하는 목수와 건축자에게 주고

12 석수와 돌을 쪼개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신전에서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데 쓰는 재목과 다듬은 돌을 사는 데 쓰고, 신전 보수하는 모든 비용으로 썼다.

13 그러나 그 돈으로 여호와의 신전에 사용할 은 대야들과 심지를 자르는 가위들과 대접들과 나팔들과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기구를 만들지 않았다.

14 공사하는 자들에게 주어 여호와의 신전을 보수하게 했다.

15 그 돈을 받아 공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계하지 않았다. 그들이 성실하게 행했기 때문이다.

16 속건제의 돈과 속죄제의 돈은 여호와의 신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들의 것이 되었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투명성이다. 공개적으로 들어오고, 공개적으로 계산되고, 공개적으로 쓰인다. 제사장 개인이 아닌 공사 담당자들에게 직접 지급된다. 신뢰 기반의 감사 없는 운영 — 성실함 때문에 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본문이 설명한다. 이것이 2700년 전의 재정 투명성 사례다.





하사엘의 위협

17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 갓(Gath)을 쳤다. 점령했다. 하사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했다.

18 유다 왕 요아스가 자기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Jehoshaphat)과 여호람(Jehoram)과 아하시야(Ahaziah)가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것과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한 것과 여호와의 신전 창고와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가져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다.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물러갔다.

성전 보수에 쓰인 헌금과, 하사엘을 달래기 위해 성전 창고에서 꺼낸 금 — 같은 신전을 두고 정반대 방향의 흐름이 같은 왕의 통치 안에 있다. 보수한 것을 다시 빼내야 하는 아이러니다. 신앙과 정치 현실은 늘 같은 공간에서 충돌한다.





요아스의 죽음

19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0 그의 신하들이 일어나 반역을 꾸몄다. 밀로(Millo) 집에서 실라(Silla) 로 내려가는 길에서 요아스를 쳤다.

21 그를 친 신하들은 시므앗(Shimeath)의 아들 요사갈(Jozacar)과 소멜(Shomer)의 아들 여호사밧(Jehozabad)이다. 그가 죽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했다. 그의 아들 아마샤(Amaziah · ㉸ 아마츠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아스는 일곱 살에 왕이 된 아이였다. 신전에서 살아남았고, 40년을 다스렸고, 성전을 보수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다. 역대하 24장은 그 이유를 기록한다. 여호야다가 죽은 뒤 요아스가 우상 숭배로 돌아섰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를 꾸짖다가 요아스의 명령으로 성전 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열왕기는 이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 두 책은 같은 사건의 다른 면을 보여준다.



다음 장 — 엘리사가 병들어 죽는다. 화살을 쏘라고 한다. 다섯 번, 여섯 번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그가 죽은 뒤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열왕기하 13장 — 마지막 화살


여호아하스의 통치

1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이십삼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렸다.

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3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여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Ben-hadad)의 손에 내내 넘기셨다.

4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호와가 들으셨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아람 왕의 억압을 여호와가 보셨기 때문이다.

5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주셔서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전처럼 자기 장막에서 살았다.

“구원자”가 누구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들은 아시리아 왕 아닷니라리 3세(Adad-nirari III)가 BC 802년경 아람을 공격한 것을 가리킨다고 본다. 아시리아의 압력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느슨하게 놓아주게 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 정치적 메커니즘보다 신학적 원인을 앞세운다. 여호아하스가 기도했고, 여호와가 들으셨다.

6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 가문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행했다. 아세라(Asherah) 목상도 사마리아에 여전히 서 있었다.

7 여호아하스에게 남겨진 병력이 기병 오십 명과 전차 열 대와 보병 일만 명뿐이었다. 아람 왕이 그들을 멸하여 타작 마당의 티끌 같이 되게 했기 때문이다.

8 여호아하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용맹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9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사마리아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요아스(Joash)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10 유다 왕 요아스 삼십칠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11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행했다.

12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용맹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13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여로보암이 그 왕좌에 앉았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장사했다.





엘리사의 마지막

14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그 앞에서 울며 말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그 마병이여” —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외쳤던 말과 똑같다(2:12). 이제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그 말을 한다. 선지자를 잃는 것은 군대를 잃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이 반복 안에 있다. 엘리야의 승천 때 엘리사가 울었고, 엘리사의 임종 때 왕이 운다. 이 호칭은 선지자의 위치를 말한다.

15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너라.”

활과 화살을 가져왔다.

16 “활을 잡아라.”

왕이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

17 “동쪽 창을 열어라.”

왕이 열었다. 엘리사가 말했다.

“쏘아라.”

왕이 쏘았다.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을 이길 화살이다. 네가 아람을 아벡(Aphek · ㉸ 아펙)에서 다 이길 것이다.”

18 그가 또 말했다.

“화살들을 가져오너라.”

왕이 가져왔다.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땅을 쳐라.”

왕이 세 번 치고 멈추었다.

19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을 다 이길 때까지 쳤을 것인데, 이제는 세 번만 아람을 이길 것이다.”

엘리사의 분노는 의례적 행위의 의미를 왕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상징 행위였다. 왕은 세 번에 멈추었다. 왜 멈추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색함 때문인지, 의미를 몰랐는지. 그 망설임이 역사적 결과로 굳어졌다. 세 번의 승리. 완전한 해방은 없었다.

20 엘리사가 죽었다. 그들이 그를 장사했다.





죽은 뒤에도

21 해가 바뀌자 모압(Moab) 사람들의 도적 떼가 그 땅에 들어왔다. 어떤 사람을 장사하는데 그 도적 떼를 보자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에 던졌다.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 그 사람이 살아나 그 발로 섰다.

이것은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이다. 죽어서 뼈만 남은 뒤에도. 죽은 사람이 그의 뼈에 닿아 살아났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을 통틀어 이것이 가장 특이한 것이다. 선지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영향이 그의 죽음보다 길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수를 비교하면, 엘리야의 기적이 열 개 안팎이고 엘리사는 열네 개에서 열여섯 개로 세어진다. 죽은 뒤의 이 기적을 포함하면. 2장에서 엘리사가 구한 “두 갑절의 영”이 수적으로도 대략 맞아들어간다.





하사엘의 억압과 해방

22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아하스의 모든 날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다.

23 그러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셨다.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지금까지 그러하다.

24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 왕이 되었다.

25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빼앗았다.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긴 성읍들이었다. 요아스가 세 번 그를 쳐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

세 번의 승리 — 엘리사가 예언한 바로 그 수다. 화살로 땅을 세 번 쳤고, 세 번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완전하지 않지만, 예언은 정확했다. 엘리사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살아서 역사가 되었다.

열왕기하 1장에서 13장까지, 두 선지자의 시대가 닫힌다. 엘리야의 불과 엘리사의 생명. 그 두 갑절의 시간이 여기서 끝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이제 다른 시대가 시작된다.



다음 장 —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맞선다. 두 나라가 서로를 향해 달린다.




열왕기하 14장 — 아마샤의 자신감, 여로보암의 전성기


유다 왕 아마샤

1 아마샤(Amaziah · ㉸ 아마츠야)가 북왕국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이년에 왕이 되었다. 2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스물다섯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이었다.

3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지는 않았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했다.

4 다만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다. 백성이 여전히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심판하다

5 왕권이 그의 손에 굳게 섰을 때 아마샤는 자기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쳤다.

6 그러나 그 신하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책(Torah)에 기록된 대로 따랐다. 여호와가 명령하셨다.

“아버지가 자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녀가 아버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각 자기의 죄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6절을 직접 인용한다. 고대 근동에서 반역자 가문 전체를 멸족하는 것은 흔한 관행이었다. 아마샤가 연좌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결정이다. 열왕기 저자는 이 선택을 율법 준수의 증거로 기록한다.





에돔 원정과 자만

7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Valley of Salt)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쳤다. 또 셀라(Sela)를 점령했다. 그것을 욕드엘(Joktheel)이라 불렀다. 오늘까지 그 이름이다.

소금 골짜기는 사해 남쪽 아라바 지역이다. 셀라는 훗날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 페트라(Petra)와 같은 지역으로 추정된다. 에돔과 유다의 분쟁은 솔로몬 이후 반복되는 패턴이다. 에돔은 다윗 시대에 정복되었다가, 여호람 시대에 독립했고(열왕기하 8장), 아마샤가 다시 쳤다.

8 아마샤가 북왕국 왕 예후(Jehu)의 손자,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의 아들 요아스(Joash)에게 사신을 보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9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신을 보내 답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갈을 보내, 내 딸을 네 아들의 아내로 주라 했다. 그런데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10 네가 에돔을 쳐서 마음이 높아졌다. 네 영광을 누리되 집에나 있어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려 하느냐?”

이 비유는 겸손을 촉구하는 이야기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을 제안했다가 들짐승에게 짓밟히는 그림 — 요아스는 아마샤의 무리한 도전을 가시나무의 자만으로 비유했다. 열왕기 저자는 이 대화를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결과가 예고된 전쟁임을 독자에게 먼저 알린다.

11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북왕국 요아스가 올라왔다.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벧세메스(Beth-shemesh · ㉸ 벳 세메스)에서 대면했다.

1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했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1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았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에브라임 문(Ephraim Gate)에서 모퉁이 문(Corner Gate)까지 사백 규빗을 헐었다.

14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서 발견된 금은과 모든 기명들을 가져갔다. 볼모도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마샤의 최후

15 요아스의 나머지 일들, 그가 행한 업적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16 요아스가 죽어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로보암(Jeroboam)이 그 뒤를 이었다.

17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아마샤는 십오 년을 더 살았다.

18 아마샤의 나머지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19 예루살렘에서 아마샤를 반역하는 무리가 생겼다. 그가 라기스(Lachish · ㉸ 라키스)로 도망쳤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라기스까지 쫓아가 그를 죽였다. 20 그를 말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다윗 성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었다.





북왕국 여로보암 2세의 전성기

21 유다 백성 모두가 아사랴(Azariah · ㉸ 아자리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가 왕이 될 때 열여섯 살이었다.

22 아마샤가 죽은 후 아사랴가 엘랏(Elath · ㉸ 에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회복시켰다.

23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십오년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Jeroboam II · ㉸ 여로보암 2세)이 사마리아에서 사십일 년 동안 왕이 되었다.

24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5 그가 하맛 어귀(Lebo-hamath)에서 아라바 바다(Sea of the Arabah — 사해)까지 이스라엘의 국경을 회복했다. 이는 갈릴리 사람 가드헤벨(Gath-hepher)의 아밋대(Amittai)의 아들 선지자 요나(Jonah)가 말씀한 그대로였다.

요나라는 이름이 열왕기에 딱 한 번 등장한다. 이 요나가 바로 요나서의 그 선지자다. 요나서에서 물고기 뱃속 이야기로 유명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하며 영토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였다. 여로보암 2세(BC 793~753년경)의 통치는 북왕국 역사상 가장 긴 전성기였다. 아람의 약화, 아시리아의 일시적 후퇴로 북왕국이 다윗-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를 차지했다.

26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고, 갇힌 자도 없고 놓인 자도 없으며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

27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우겠다고 여호와가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28 여로보암의 나머지 일들, 그가 행한 모든 업적과 그가 유다에 속했던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과 하맛(Hamath)을 이스라엘을 위해 회복한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9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니 그의 아들 스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번영의 겉면 아래 썩어가는 사회였다. 아모스서와 호세아서가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아모스는 “정의를 쑥처럼 만들고, 공의를 땅에 버리는 자들”을 고발했다. 번영은 했으나 그 번영이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신발 한 켤레에 팔렸다. 여로보암이 죽은 뒤 북왕국은 불과 30년 만에 멸망한다.



다음 장 — 유다에서 웃시야(아사랴)가 오십이 년을 통치하는 동안, 북왕국에서는 왕이 칼로 왕을 죽이는 연쇄 살육이 시작된다.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 — 여섯 왕이 이십 년도 안 되어 왕좌를 바꾼다.




열왕기하 15장 — 무너지는 왕좌들


유다 왕 아사랴(웃시야)

1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십칠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Azariah · ㉸ 아자리야)가 왕이 되었다.

2 그가 왕이 될 때 열여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야였다.

3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을 따랐다.

4 다만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다. 백성이 여전히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5 여호와가 왕을 쳐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다. 그가 별궁에 거했다. 왕의 아들 요담(Jotham · ㉸ 요탐)이 왕궁을 맡아 나라 백성을 다스렸다.

아사랴는 역대하 26장에서 웃시야(Uzziah · ㉸ 우찌야)라는 이름으로 더 자세히 기록된다. 그가 나병을 얻은 것은 제사장 직무를 침범하여 향단에 분향하려 했기 때문이다(역대하 26:16-19). 이사야서 1장 1절은 그를 첫 번째 언급 왕으로 기록하는데,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다(이사야 6:1). 오십이 년의 긴 통치 동안 유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렸다.

6 아사랴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업적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7 아사랴가 죽어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북왕국의 도미노 — 스가랴

8 유다 왕 아사랴 삼십팔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가 사마리아에서 여섯 달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9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과 같았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10 야베스(Jabesh)의 아들 살룸(Shallum)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1 스가랴의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12 여호와가 예후에게 하신 말씀 — “네 자손이 사대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것이다” — 이 그대로 되었다.

예후의 자손이 이어진 순서: 예후 → 여호아하스 → 요아스 → 여로보암 2세 → 스가랴. 스가랴가 암살되면서 예후 왕조는 끝났다. 이후 북왕국은 단 한 번도 왕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쿠데타가 쿠데타를 낳고, 피가 피를 불렀다. 스가랴부터 호세아(북왕국 마지막 왕)까지 약 30년 사이에 여섯 왕이 바뀐다.





한 달의 왕 — 살룸

13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 왕 웃시야 삼십구년에 왕이 되었다.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왕 노릇을 했다.

14 가디(Gadi)의 아들 므나헴(Menahem)이 디르사에서 올라와 사마리아로 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쳤다. 그를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 살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꾸민 반역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헴의 잔혹함과 아시리아 조공

16 그때 므나헴이 딥사(Tiphsah)를 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지역을 쳤다. 성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거기서 아이 밴 여인들을 모두 갈랐다.

딥사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의 도시로, 혹은 디르사 근처 다른 지명이라는 견해도 있다. 아이 밴 여인을 가르는 잔혹 행위는 고대 전쟁에서 극단적 공포 전술이었다. 구약에서 이 행위는 심판의 언어로 등장하며(아모스 1:13 등) 대개 적의 만행을 묘사하는 데 쓰인다. 므나헴이 자국민 도시에 이것을 행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17 유다 왕 아사랴 삼십구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십 년 동안 다스렸다.

18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19 앗수르(Assyria · ㉸ 아시리아) 왕 불(Pul)이 그 땅을 쳤다. 므나헴이 불에게 은 천 달란트를 주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 왕권을 굳게 세우려 했다.

20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각각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다. 앗수르 왕이 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않았다.

앗수르 왕 ’불’은 디글랏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 ㉸ 티글랏-필에세르 3세)다. 그가 바빌론에서 사용한 왕명이 ’풀루(Pulu)’였다. 디글랏빌레셀 3세(BC 745~727년 재위)는 신아시리아 제국의 실질적 창건자다. 속국 방식을 혁신하여 피정복지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체계화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처음으로 직접 압박한 대왕이다. 므나헴의 조공은 아시리아 비문에도 기록되어 있어 성경 기록과 일치한다.

21 므나헴의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2 므나헴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아들 브가히야(Pekahiah · ㉸ 프카흐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브가히야, 그리고 베가의 반역

23 유다 왕 아사랴 오십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년 동안 다스렸다.

24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5 그의 장관 르말리야(Remaliah · ㉸ 르말야)의 아들 베가(Pekah · ㉸ 프카흐)가 그를 반역했다. 사마리아 왕궁 누각에서 아르곱(Argob)과 아리에(Arieh)와 길르앗 사람 오십 명과 함께 브가히야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6 브가히야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베가와 앗수르의 첫 포로

27 유다 왕 아사랴 오십이년에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십 년 동안 다스렸다.

28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29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욘(Ijon), 아벨벧마아가(Abel-beth-maacah), 야노아(Janoah), 게데스(Kedesh), 하솔(Hazor), 길르앗(Gilead), 갈릴리(Galilee), 납달리(Naphtali) 온 땅을 점령했다. 그 백성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다.

BC 733~732년의 일이다. 이것이 북왕국의 1차 포로다. 디글랏빌레셀 3세의 비문에는 납달리의 마을들과 이스라엘인 포로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갈릴리 북부와 요단 동편 지역이 먼저 아시리아 직할령이 됐다. 북왕국이 실제로 정복되기 시작한 것은 사마리아 함락(BC 722년)이 아니라 이 시점부터였다. 이 지역들이 “이방의 갈릴리”가 되었고, 후에 이사야 9:1과 마태복음 4:15이 이를 인용한다.

30 웃시야의 아들 요담 이십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Hoshea)가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를 반역하여 쳐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31 베가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요담

32 이스라엘 왕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 이년에 유다 왕 웃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33 요담이 왕이 될 때 스물다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였다.

34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웃시야가 행한 모든 것을 따랐다.

35 다만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다. 백성이 여전히 거기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

36 요담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것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37 그때부터 여호와가 아람 왕 르신(Rezin · ㉸ 르친)과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를 유다에 맞서도록 보내기 시작하셨다.

38 요담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Ahaz · ㉸ 아하즈)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장은 왕들의 교체를 빠르게 스쳐간다. 유다에서 아사랴(웃시야)가 오십이 년 동안 버티는 동안, 북왕국은 스가랴, 살룸, 므나헴, 브가히야, 베가, 호세아로 쉼 없이 왕이 바뀌었다. 그 변화의 기저에는 아시리아의 팽창 압력이 있었다. 외부의 압박이 강할수록 내부의 갈등이 폭발했다. 북왕국은 안팎에서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장 —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아하스는 여호와 대신 앗수르를 찾아간다.




열왕기하 16장 — 아하스, 앗수르의 손을 잡다


아하스의 등장

1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 십칠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Ahaz · ㉸ 아하즈)가 왕이 되었다.

2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스무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그의 조상 다윗과 달랐다.

3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방인들이 행한 가증스러운 일들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몰렉(Molech)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제의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불 속에 던지는 것인지, 불 옆을 지나는 의식인지 학계는 논쟁 중이다. 예루살렘 남쪽 힌놈 골짜기(Valley of Hinnom — 게헨나)가 이 제의 장소로 지목된다. 게헨나는 훗날 신약에서 지옥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 아하스 이후 므낫세도 같은 제의를 반복했고, 요시야가 그 장소를 더럽혀 폐기했다(왕하 23:10).

4 또 아하스가 산당들과 언덕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시리아-에브라임 전쟁

5 아람 왕 르신(Rezin · ㉸ 르친)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아하스를 포위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6 그때 아람 왕 르신이 엘랏(Elath · ㉸ 에랏)을 아람에 회복시키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냈다. 아람 사람이 엘랏에 와서 오늘까지 거기 살고 있다.

이 전쟁이 시리아-에브라임 전쟁(Syro-Ephraimite War, BC 734년경)이다. 아람(시리아)과 북이스라엘(에브라임)이 동맹을 맺고 유다에 압박을 가했다. 목적은 아하스 대신 친아람 왕을 세워 앗수르에 대항하는 반아시리아 연합을 구성하려는 것이었다. 이사야서 7장이 바로 이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이사야가 “임마누엘”을 예언한 것도 이때다(이사야 7:14).





앗수르에 굴복하다

7 아하스가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Tiglath-pileser · ㉸ 티글랏-필에세르)에게 사신을 보냈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올라와서 나를 치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8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9 앗수르 왕이 그의 청을 들었다. 앗수르 왕이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길(Kir)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을 죽였다.

아하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짧게 보면 성공이었다. 포위가 풀렸고, 아람이 무너졌다. 그러나 이사야가 경고한 대로 앗수르를 불러들임으로써 유다 자신이 앗수르의 속국이 되었다.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아하스의 표현은 외교적 수사이지만, 동시에 주권의 포기 선언이기도 했다. 이후 유다는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된다.





다메섹의 제단

10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았다.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형과 모든 설계를 제사장 우리야(Uriah)에게 보냈다.

11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것에 따라 제단을 만들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그대로 만들어 완성했다.

12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았다. 왕이 제단에 나아가 거기서 번제물을 드렸다.

13 그가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부어 드리고, 화목제의 피를 그 제단에 뿌렸다.

14 여호와 앞에 있던 청동 제단은 성전 앞에서 —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 — 에서 가져다가 새 제단 북편에 두었다.

15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 온 나라 백성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고, 모든 번제와 희생제의 피를 이 제단에 뿌려라. 청동 제단은 내가 생각할 것이다.”

16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아하스가 다메섹 제단을 예루살렘에 복사한 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었다. 정치적 종속의 종교적 표현이었다. 정복자의 신을 모심으로써 속국 관계를 신앙으로 확인하는 행위였다. 제사장 우리야가 왕의 명령을 순종한 것은 성경에서 사제가 권력에 굴복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사야서 8장 2절에 “우리야 제사장”이 신실한 증인으로 언급되는데, 이 우리야와 같은 인물인지는 불분명하다.





성전 개조

17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대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것에서 내렸다. 또 바다(청동 대야)를 그 밑에 있는 청동 소들에서 내려 돌 받침 위에 놓았다.

18 또 안식일용으로 성전에 세운 덮개와 바깥문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겼다. 앗수르 왕 때문이었다.

아하스가 성전의 기물들을 개조한 것은 아마도 앗수르에 바칠 조공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거나, 속국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솔로몬이 공들여 만든 성전 시설들이 하나씩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시작됐다. 성전의 영적 훼손은 군사적 패배보다 먼저 시작된다. 열왕기 저자는 이 점을 놓치지 않는다.

19 아하스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0 아하스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음 장 —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정반대였다. 그러나 그가 즉위하기 직전,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열 지파가 사라진다. BC 722년.




열왕기하 17장 — 사마리아의 함락


북왕국의 마지막 왕

1 유다 왕 아하스 십이년에 엘라(Elah)의 아들 호세아(Hoshea)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구 년 동안 다스렸다.

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나 그 이전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지는 않았다.

3 앗수르(Assyria · ㉸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Shalmaneser · ㉸ 살만에세르)이 올라왔다.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4 앗수르 왕이 호세아가 반역하는 것을 알았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So)에게 사신을 보내고,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앗수르 왕에게 바치지 않았다. 앗수르 왕이 그를 감금하고 옥에 가뒀다.

5 앗수르 왕이 온 나라를 거슬러 올라와 사마리아(Samaria)를 치러 와서 삼 년 동안 포위했다.

6 호세아 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다. 그들을 할라(Halah)와 고산(Gozan) 강가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

BC 722년의 일이다. 살만에셀 5세가 포위를 시작했으나, 함락 시점에는 사르곤 2세(Sargon II)가 왕위에 있었다. 사르곤 2세의 궁전 비문(니네베 발굴)은 “사마리아 주민 27,290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이것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다. 북왕국은 BC 930년경 분열 이후 약 200년 만에 사라졌다.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직할 행정구역이 됐다. 열 지파(북왕국)는 역사에서 자취를 감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7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이끌어 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8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규례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든 규례를 따랐기 때문이다.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다. 그들이 망대에서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웠다.

10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돌 기둥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11 여호와가 그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처럼 거기 모든 산당에서 분향했다. 나쁜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12 그들이 여호와가 “너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상을 섬겼다.

17장 7-23절은 북왕국 멸망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긴 해석이다. 단순한 역사 서술이 아니라 신학적 판결문이다. 이 단락은 신명기 사관(Deuteronomistic History)의 핵심 목소리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가 — 저자는 군사력이나 외교의 실패가 아니라 언약 위반을 답으로 제시한다. 이 해석의 틀이 열왕기 전체, 나아가 여호수아-사사기-사무엘-열왕기 네 권의 공통 렌즈다.

13 그러나 여호와가 모든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경고하셨다.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모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14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목을 뻣뻣하게 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처럼 했다.

15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그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경계하신 증거를 거절했다. 헛것을 좇아 헛된 자들이 되었다. 여호와가 하지 말라 하신 모든 민족들을 따랐다.

16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렸다.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천체를 경배하고 바알(Baal)을 섬겼다.

17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했다. 점치는 것과 술수 쓰는 것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18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어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유다 지파만 남았다.

19 유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든 규례를 따랐다.

20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거절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약탈자들의 손에 내어주셨다. 마침내 그들을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다.

21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버리셨을 때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에게서 이탈하게 하고 큰 죄를 짓게 했다.

22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랐다.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23 여호와가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이스라엘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셨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앗수르로 사로잡혀 오늘까지 거기 있다.





외국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오다

24 앗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 대신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살았다.

사르곤 2세의 비문은 바빌론, 엘람, 아람 등 여러 지역 주민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음을 확인해준다. 이것이 사마리아인(Samaritans)의 기원이다.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혼합 민족이 이 땅에 살게 되었다.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한 것,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요한복음 4:9)는 이 역사적 뿌리에서 비롯된다. 예수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것은 이 수백 년의 분리선을 넘는 행동이었다.

25 그들이 처음 거기 살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가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들 중 몇 사람을 죽게 하셨다.

26 앗수르 왕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으로 옮겨 정착시킨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가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었고, 그것들이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 땅 신의 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7 앗수르 왕이 명했다.

“거기서 데려온 제사장 하나를 거기로 돌아가 살게 하여라. 그가 그 땅 신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28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갔던 제사장 하나가 벧엘(Bethel · ㉸ 베텔)에 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다.





혼합 신앙

29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산당 안에 두었다. 각 민족이 각자 살고 있는 성읍에서 그랬다.

30 바빌론 사람들은 숙곳브놋(Succoth-benoth)을 만들었다. 구다 사람들은 네르갈(Nergal)을 만들었다.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Ashima)를 만들었다.

31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Nibhaz)와 다르닥(Tartak)을 만들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스발와임 신 아드람멜렉(Adrammelech)과 아남멜렉(Anammelech)에게 불사르었다.

32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한 자기들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웠다. 그들이 사마리아 산당에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다.

33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나라에서 있던 풍습대로 자기 신들을 섬기기도 했다.

34 오늘까지 그들이 이전 풍습대로 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여호와 신앙과 이방 신앙이 뒤섞인 혼합주의였다. 이 혼합이 유대교 입장에서 순수 야훼 신앙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다. 완전한 이방보다 절반의 신앙이 더 길들이기 힘들다는 인식이다. 사마리아인들은 후에 독자적인 오경 전통(사마리아 오경)을 발전시켰고, 그리심 산을 예루살렘 성전 대신 예배 중심지로 삼았다. 이 분쟁이 요한복음 4장 20절 —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 의 배경이다.

35 여호와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명령하셨다.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지 말라.

36 큰 능력과 편 팔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낸 여호와를 경외하고 절하고 그에게 제물을 드려라.

37 그가 너희에게 기록해 준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영원히 지켜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38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39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40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전 풍습대로 행했다.

41 이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또한 자기 조각한 신상들도 섬겼다. 그 자녀도, 자녀의 자녀도 마찬가지로 행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것을 오늘까지 그대로 따른다.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사후 부검이다. 열 지파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마리아는 혼합된 사람들의 땅이 됐다. 이 함락이 성경 세계의 절반을 영원히 바꿔 놓았다. 이제 남은 것은 유다뿐이다. 그 유다가 얼마나 더 버티는지, 그것이 18장부터의 이야기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아버지 아하스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앗수르 산헤립이 쳐들어온다.




열왕기하 18장 — 히스기야의 개혁과 산헤립의 칼


유다의 새 왕

1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가 왕이 되었다.

2 그가 왕이 될 때 스물다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Zechariah)의 딸 아비(Abi)였다.

3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을 따랐다.

4 그가 산당들을 제거했다. 돌 기둥들을 부쉈다. 아세라 목상을 잘랐다. 모세가 만든 청동 뱀을 부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그것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느후스단(Nehushtan — ‘청동 조각’)이라 불렀다.

청동 뱀은 민수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모세가 청동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쳐다보는 자는 살았다. 약 7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뱀 형상이 예배 대상이 됐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쉈다. 본래 하나님의 구원 도구였던 것이 우상이 된 순간 가치를 잃는다는 원리다. 예수는 요한복음 3:14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며 이 청동 뱀을 자신의 십자가의 예표로 사용했다.

5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다. 그의 전후로 유다 왕들 중에 그 같은 자가 없었다.

6 그가 여호와를 꼭 붙들어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7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셨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8 그가 가사와 그 주변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망대에서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다.





사마리아가 무너졌다

9 히스기야 왕 사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칠년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포위했다.

10 삼 년 후에 그것을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 육년, 이스라엘 왕 호세아 구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11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가서 할라에,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 근처에 두었다.

12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산헤립이 온다

13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그것들을 점령했다.

BC 701년이다. 산헤립의 유다 원정은 고고학적으로 가장 잘 입증된 성경 사건 중 하나다. 1847년 오스틴 레이어드(Austen Henry Layard)가 니네베에서 발굴한 산헤립 궁전 부조는 라기스 공성전을 벽면 가득히 세밀하게 묘사한다. 현재 런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병사들의 갑옷, 공성 기계, 포로들의 행렬, 불타는 성 — 모두 새겨져 있다. 성경과 아시리아 기록이 같은 사건을 각자의 시각으로 기록한다.

14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Lachish · ㉸ 라키스)에 있는 앗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서 물러가십시오. 당신이 내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지겠습니다.”

앗수르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삼백 달란트와 금 삼십 달란트를 요구했다.

15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을 주었다.

16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들과 그가 입힌 성전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 앗수르 왕에게 주었다.





랍사게의 연설

17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대장군 다르단(Tartan)과 대신 랍사리스(Rab-saris)와 장관 랍사게(Rabshakeh)를 큰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왕 히스기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올라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들이 올라와서 윗 못(Upper Pool) 수도 옆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길에 서서 멈추었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명이다. ’왕의 고위 관리’를 뜻하는 아카드어 ’랍 샤케’에서 왔다. 그는 앗수르 왕의 외교·심리전 담당이었다. 이후 그가 펼치는 히브리어 연설은 단순한 외교 발언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 선전이다.

18 그들이 왕을 부르자 힐기야의 아들 왕실 총무 엘리아김(Eliakim · ㉸ 엘야킴)과 서기관 셉나(Shebna)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Joah · ㉸ 요아흐)가 나왔다.

19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의지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20 내가 말하노라. 너는 그저 입술의 말뿐이라고 한다. 전쟁을 위한 전략과 힘이 있다. 이제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배반했느냐?

21 보아라. 너는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하는구나. 그것은 사람이 그 위에 기대면 그 손을 찌를 것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하다.

22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겠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그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한 그 신이 아니냐?”

랍사게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이것이 심리전의 핵심이었다. 아람어(국제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말함으로써 성벽 위의 병사들과 백성들이 직접 듣게 했다. 더 교묘한 것은 그의 신학적 주장이다. 히스기야의 개혁 — 산당 철폐 — 을 오히려 여호와를 배신한 행동으로 뒤집어 해석했다. 진실을 비틀어 혼란을 만드는 전략이다.

23 이제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를 해보아라. 네가 말 탈 자를 줄 수 있다면 내가 말 이천 마리를 네게 줄 것이다.

24 어떻게 내 주의 종들 중 가장 작은 장관 하나를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병거와 마병을 위해 이집트를 의지하는구나.

25 내가 이제 여호와의 뜻 없이 이 곳을 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다.”

26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청컨대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 말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27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 주가 이 말을 네 주와 너에게만 하라고 나를 보냈겠느냐?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셔야 할 성 위의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28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29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30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거든 믿지 말라.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믿지 말라.

31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오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각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32 내가 와서 너희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의 땅으로, 올리브기름과 꿀의 땅으로 데려가기까지는. 그러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며 너희를 꾀는 그의 말을 듣지 말라.

33 나라들의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앗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했느냐?

34 하맛(Hamath)과 아르밧(Arpad)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이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원했느냐?

35 여러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어느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구원했느냐? 여호와가 어떻게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느냐?”

36 백성이 잠잠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되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37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



성벽 위의 침묵은 공포가 아니었다. 왕의 명령이었다. 히스기야가 대화 자체를 거부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더 강한 쪽이 유리하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았다. 다음 장에서 그는 기도를 선택한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사야에게 묻는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바뀐다.




열왕기하 19장 — 한 밤의 천사, 18만 5천


히스기야의 기도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걸치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2 왕이 왕실 총무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들의 어른들에게 굵은 베를 걸치게 하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Isaiah)에게 보냈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에서 나오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4 앗수르 왕이 자기 주인을 위해 보낸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들으신 말에 대해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5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렀다.

6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들은 말 —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그 말 — 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7 내가 그의 마음에 영을 두어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입니다.”





산헤립의 편지

8 랍사게가 돌아와 앗수르 왕이 리브나(Libnah)를 치고 있음을 발견했다. 라기스에서 왕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9 앗수르 왕이 에디오피아(Ethiopia · ㉸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Tirhakah)가 자기와 싸우려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며 말했다.

10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속지 말라.

11 앗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과 그들을 다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을 것이다.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 내 조상들이 멸한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원했느냐? 고산(Gozan), 하란(Haran), 레셉(Rezeph)과 들라살(Telassar)에 있는 에덴(Eden) 자손들이 구원받았느냐?

13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읍의 왕, 헤나와 이와의 왕은 어디 있느냐?”

14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들을 받아 읽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폈다.

15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16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어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러 보낸 산헤립의 말을 들으십시오.

17 여호와여, 앗수르 왕들이 여러 민족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18 또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나무와 돌로 만든 것이어서 쉽게 없앨 수 있었습니다.

19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약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 중 하나다. 그는 적의 힘을 부정하지 않았다. “앗수르가 다른 나라를 다 멸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간구한다. 그리고 “그러면 천하가 알게 될 것입니다” —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걸었다.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장면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하다. 인간이 감당 못 할 문제를 그 앞에 그냥 내려놓는 행위다.





이사야의 대답

20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앗수르 왕 산헤립에 관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21 여호와가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다.

22 네가 누구를 능욕하고 비방했느냐? 누구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그리하였도다.

23 네 사신들을 통해 주를 능욕하여 이르기를 나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산 꼭대기와 레바논의 깊은 곳에 올라갔다 하였도다. 나는 그 높은 백향목들과 좋은 잣나무들을 베었다. 나는 그 가장 먼 변방, 가장 무성한 수풀에 들어갔다.

24 내가 파서 이방 물을 마셨고, 이집트의 모든 강을 내 발바닥으로 말렸다 하였도다.

25 네가 들었느냐? 내가 이것을 오래 전에 만들었다. 원고시대부터 계획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들을 폐허와 황무지 더미로 만들게 한 것이다.

26 그 안의 주민들은 힘이 약해 두려워하고 놀랐다. 들의 풀 같고 빨리 자라는 채소 같고 지붕 풀 같았다. 자라기 전에 마른 풀 같았다.

27 그러나 네가 앉고 나가고 들어오는 것과 네가 나를 대적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28 네가 나를 대적하며 분노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네 코에 갈고리를 꿰고 네 입에 재갈을 먹이어 네가 온 길로 되돌아가게 하리라.

29 이것이 너를 위한 징조이리라. 올해는 저절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도 그것에서 자란 것을 먹고, 삼 년째 되는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라.

30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31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이 나올 것이요, 시온 산에서 피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32 그러므로 앗수르 왕에 대하여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요,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요, 방패를 이 성에 향하여 세우지 못할 것이요, 참호를 쌓지 못할 것이다.

33 그가 온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34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룻밤

35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보니 모두 시체뿐이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고대 전쟁 기록에서 유례없이 큰 수다. 히브리 원문은 담담하게 전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쳤다.” 어떤 방법이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BC 5세기)는 이 원정에서 쥐 떼가 앗수르 병사들의 활시위와 방패 손잡이를 갉아먹어 군이 퇴각했다고 적었다 — 페스트가 쥐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묘사다. 산헤립의 비문은 예루살렘을 “새장의 새처럼 가두었다”고 적을 뿐, 함락했다는 말은 없다. 정복하지 못했음을 간접 시인한 것이다.

36 앗수르 왕 산헤립이 출발하여 돌아가서 니네베(Nineveh)에 살았다.

37 그가 자기 신 니스록(Nisroch)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Adrammelech)과 사레셀(Sharezer)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랏(Ararat) 땅으로 도망했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Esarhaddon · ㉸ 에사르-핫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산헤립의 암살은 아시리아 기록에도 확인된다. 아들들에게 살해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BC 681년의 일이다. 예루살렘 원정(BC 701년)에서 퇴각한 후 20년 후에 죽은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 — “자기 나라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19:7) — 은 구체적으로 성취됐다. 세계 최강 군대의 장군이, 자신의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의 칼에 쓰러졌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다. 죽게 됐다는 말을 듣고 통곡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리고 해 그림자가 열 칸 뒤로 물러간다.




열왕기하 20장 — 열다섯 해와 바벨론의 사신


죽음 앞에서

1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집에 유언하십시오.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입니다.”

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3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당신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히스기야의 반응은 체념이 아니었다. 선고를 받은 그 자리에서 즉각 기도했다. 얼굴을 벽으로 돌린 것은 아마도 마주 대하는 방문객들에게서 몸을 돌려 홀로 있으려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가 내세운 것은 자기 의로움이었다 — “내가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기도의 형식보다 간절함이 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이사야가 아직 중간 뜰을 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5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에게 말하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사흘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6 내가 네 날들에 열다섯 해를 더하겠다. 앗수르 왕의 손에서 이 성을 구원하겠다.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7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과자를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면 나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다 종기에 붙였다. 왕이 나았다.

“무화과 과자를 붙이라”는 처방은 고대 근동 의학에서 실제로 사용된 방법이다. 메소포타미아 의학 문헌에도 비슷한 처방이 등장한다. 기적과 의료 처방이 나란히 나온다. 열왕기 저자는 이 둘을 모순으로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연적 수단을 통해 일하신다는 관점이다.





해 그림자의 징조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었다.

“여호와가 나를 낫게 하실 것과 사흘째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을 확인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9 이사야가 말했다.

“여호와가 주시는 징조가 이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아하스(Ahaz)의 해시계에서 앞으로 열 칸을 나아갔다 하시겠습니까, 혹은 뒤로 열 칸을 물러가겠습니까?”

10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해 그림자가 열 칸 나아가기는 쉽습니다. 뒤로 열 칸 물러가게 하십시오.”

11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가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이미 나아간 해 그림자를 열 칸 물러가게 하셨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오랜 논쟁 주제였다. 글자 그대로의 기적인가, 아니면 지역적 대기 굴절 현상인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히스기야가 “나아가기보다 물러가는 것”을 선택한 이유도 명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징조의 방향이 — 거꾸로 가는 것 — 히스기야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같다. 죽음 선고를 받았으나 삶으로 돌아간다. 끝났다고 생각한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





바벨론의 사신

12 그때 바빌론(Babylon · ㉸ 바빌론) 왕 발라단의 아들 므로닥발라단(Merodach-baladan)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13 히스기야가 그들을 환영했다. 그의 모든 보물 창고, 은과 금과 향료와 좋은 기름, 무기 창고와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였다.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의 집과 온 왕국에서.

14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이 먼 나라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15 “그들이 당신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 보물 창고에 내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6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7 보십시오.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집에 있는 것과 당신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18 당신에게서 날 자들, 당신이 낳을 아들들이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히스기야 이후 약 100년 뒤에 성취된다. BC 597년과 587년 바빌론 포로가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히스기야가 자초했다는 점이다. 바빌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것이 빌미가 됐다. 이사야서 39장이 이 사건의 평행 기록이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그 행동을 지적했다.

19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는 또 말했다.

“내 생전에는 평화와 진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은 씁쓸하다. “내 생전에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으로 읽힌다. 자기 후손들의 운명보다 자기 시대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겼다.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왕이었으나, 왕으로서의 책임감이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열왕기 저자는 이 반응을 기록하면서 판단을 유보한다. 독자가 판단하게 한다.





히스기야의 마무리

20 히스기야의 나머지 일들과 그의 모든 업적과 못과 수도를 만들어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1 히스기야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아들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못과 수도를 만들어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인 것” — 이것이 히스기야 터널(Hezekiah’s Tunnel)이다. 예루살렘 남쪽 실로암 못(Pool of Siloam)으로 이어지는 533미터 지하 수로다. 1880년 실로암 못에서 놀던 소년이 내부 비문을 발견했다. 1909년 아일랜드 외교관이자 고고학자 클로드 클레르몽-가노(Claude Conder-Ganneau)가 비문을 해독했다. 비문은 양쪽에서 굴착한 인부들이 중간에서 만나는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 “곡괭이질 소리가 들렸다, 세 규빗이 남았다, 서로 목소리가 닿았다.” 3000년 전 인부들의 경험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이 터널은 산헤립의 포위를 대비한 히스기야의 수자원 확보 공사였다(역대하 32:30).



다음 장 — 므낫세가 왕이 된다. 히스기야가 평생 쌓은 것들이 하나씩 무너진다. 성경은 므낫세를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한다.




열왕기하 21장 — 므낫세, 유다의 암흑


가장 긴 치세, 가장 어두운 기록

1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가 열두 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Hephzibah)였다.

2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민족들의 가증스러운 일들을 따랐다.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만든 것처럼 바알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천체를 경배하고 섬겼다.

4 여호와가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 성전에.

5 여호와의 성전 두 뜰에 하늘의 모든 천체를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

6 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점치고, 사술을 쓰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두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크게 행하여 그를 노하게 했다.

므낫세는 유다 왕 55명 중 가장 긴 치세를 가졌다(BC 697~642년, 약 55년). 그러나 열왕기 저자는 그 세월을 죄목 나열로 채운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철폐한 것을 모두 되돌렸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방 신 제단을 세웠다. 이것이 경계를 넘은 것이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었다 — 그 안에 다른 신을 들인 것은 선전 포고였다.

7 그가 아세라 목상을 새겨 성전에 두었다. 여호와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곳이었다.

“이 성전과 예루살렘 —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선택한 이 곳에 영원히 내 이름을 두겠다.

8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유랑하게 하지 않겠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되 내가 명한 모든 율법을 그대로 행한다면.”

9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므낫세가 그들을 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한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게 했다.





예언자들의 경고

10 여호와가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11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행한 것보다 더 악하게 행했으며, 자기 우상들로 유다로 죄짓게 했다.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 소식을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13 내가 예루살렘에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에 사용한 다림줄을 펼칠 것이다. 사람이 그릇을 닦아 뒤집어 엎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닦겠다.

14 내가 내 기업의 남은 자를 버리겠다.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모든 원수들에게 노략과 약탈이 될 것이다.

15 그들이 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의 멸망이 북왕국의 종말이었다면, 이 예언은 남왕국의 종말이 예정됐음을 말한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처럼 될 것이다. 그릇을 닦아 뒤집어 엎는다 — 깨끗이 비워버린다는 뜻이다. 이 선언은 므낫세 시대에 나왔으나, 그 성취는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잠시 유예되고, 요시야가 죽은 후 최종적으로 BC 587년에 이루어진다.





무고한 피

16 므낫세가 유다로 죄짓게 한 것 외에도 무고한 피를 매우 많이 흘렸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무고한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드물게 강한 고발이다. 유대 전통(순교자들의 기록)은 므낫세가 선지자 이사야를 나무 안에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순교시켰다고 전한다. 히브리서 11:37 —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 이 전통을 암시한다는 해석이 있다. 성경 본문 자체는 이사야의 죽음을 명시하지 않는다.

17 므낫세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지은 죄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18 므낫세가 죽어 자기 집 동산, 웃사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Amon)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의 짧은 치세

19 아몬이 왕이 될 때 스물두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욧바(Jotbah)의 하루스(Haruz)의 딸 므술레멧(Meshullemeth)이었다.

20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모든 것을 따랐다.

21 그가 아버지가 걸어간 모든 길로 행하고, 아버지가 섬긴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했다.

22 그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23 아몬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여 왕궁에서 왕을 죽였다.

24 그러자 나라 백성이 아몬을 반역한 모든 자들을 쳐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Josiah)를 왕으로 삼았다.

25 아몬이 행한 나머지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6 그를 웃사의 동산에 있는 그의 무덤에 묻었다.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이 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됐다. 그러나 그 신하들은 곧바로 나라 백성에 의해 처형됐다. “나라 백성”이 직접 개입한 이례적 장면이다. 백성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왕권의 정통성을 지켰다. 그들이 선택한 다음 왕이 요시야다. 요시야는 여덟 살에 왕이 됐다. 그가 성장하는 동안 무언가가 달랐다. 다음 장에서 그것이 드러난다.



다음 장 — 요시야 왕 십팔년. 성전을 수리하던 중 대제사장이 오래된 책을 발견한다. 그 책이 왕궁으로 온다. 책을 읽은 왕이 옷을 찢는다.




열왕기하 22장 — 먼지 속에서 나온 율법책


여덟 살의 왕

1 요시야(Josiah)가 왕이 될 때 여덟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보스갓(Bozkath)의 아다야(Adaiah)의 딸 여디다(Jedidah)였다.

2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이 걸어간 모든 길로 행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 왕 중 최고 평가를 받는 두 왕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긴 어둠이 있었다. 여덟 살에 즉위했으니, 그를 어떻게 길렀는지가 열쇠다. 역대하 34:3은 요시야가 열여섯 살에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고 기록한다. 스스로 찾은 것이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선택이었다.





성전 수리

3 요시야 왕 십팔년에 왕이 므술람(Meshullam)의 손자, 아살리야(Azaliah)의 아들 서기관 사반(Shaphan)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냈다.

4 “대제사장 힐기야(Hilkiah · ㉸ 힐키야)에게 올라가 백성이 가져온 은을 계산하게 하여라. 성전 문지기들이 거둔 은을.

5 여호와의 성전을 감독하는 일꾼들 손에 부어주어서 성전의 일꾼들인 목수들과 건축자들과 석수들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게 하라.

6 또한 목재를 사고, 다듬은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게 하라.

7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은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이 성실하게 처리할 것이니.”





책을 발견하다

8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힐기야가 사반에게 그 책을 주었다. 사반이 그것을 읽었다.

“율법책(the Book of the Law)”이 성전 수리 중에 먼지 속에서 나왔다. BC 622년, 요시야 왕 십팔년의 일이다. 므낫세의 55년 치세 동안 성전은 방치됐고, 율법책은 잊혔다. 학자들 대부분은 이 책이 신명기(Deuteronomy) 또는 그 핵심 부분이었을 것으로 본다. 신명기의 주요 내용 — 우상 철폐, 성소 단일화, 유월절 규정 — 이 바로 이후 요시야의 개혁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는 이 책이 당시 새로 작성됐거나 편집됐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본문 자체는 발견된 책을 진본으로 제시한다.

9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보고했다.

“당신의 종들이 성전에서 발견한 은을 녹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감독자들의 손에 부어주었습니다.”

10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 하나를 주었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었다.





왕이 옷을 찢다

11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12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Ahikam)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Achbor)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Asaiah)에게 명했다.

13 “이 책에서 발견한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가서 물어보아라. 나를 위해, 백성을 위해, 온 유다를 위해.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는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

14 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Huldah)에게 갔다. 그녀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는 하스라의 손자 딕와의 아들 예복 관리인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을 전했다.

힐기야와 왕의 신하들이 찾아간 선지자가 여자였다. 훌다는 그 시대에 공인된 선지자였다. 예레미야와 스바냐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왕의 사신들은 훌다에게 갔다. 여성 선지자가 남성 선지자들과 나란히 존재했고, 국가적 위기에서 자문을 구하는 권위를 가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자연스럽게 기록한다.





훌다의 말씀

15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을 내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16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이 곳과 그 주민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17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나를 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곳을 향한 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18 그러나 당신들을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전하십시오. 당신이 들은 말씀에 대하여 —

19 내가 이 곳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말한 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당신이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울었으므로 나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0 그러므로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당신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평안히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이 곳에 내릴 모든 재앙을 당신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보고를 전했다.

훌다의 예언은 두 방향을 동시에 말한다. 유다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요시야 개인에게는 자비가 주어진다. “당신은 평안히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겸손이 시간을 바꾼다. 요시야는 자기 뒤에 올 재앙을 막을 수 없었지만, 자기 생전에 최선을 다해 개혁을 밀어붙인다. 그것이 다음 장의 내용이다.



다음 장 — 요시야가 모든 백성을 모았다. 율법책을 읽어 들려줬다. 그리고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다. 산당을 헐고, 제사장을 파면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사사 시대 이후 처음으로.




열왕기하 23장 — 요시야의 대청소, 므깃도의 최후


언약을 세우다

1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았다.

2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이 듣는 데서 읽어 들려줬다.

3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여호와를 따르고 그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을.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청소가 시작되다

4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천체를 위해 만든 모든 기물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가게 했다. 왕이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기드론(Kidron) 들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벧엘(Bethel)로 가져가게 했다.

5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성읍들의 산당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분향하게 한 이방 제사장들을 폐했다.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천체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다.

6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냇가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흩었다.

7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남창(male cult prostitutes)들의 집을 헐었다. 여인들이 거기서 아세라를 위해 집들을 짰다.

요시야의 개혁 목록은 17절에 걸쳐 계속된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정화가 아니었다. 므낫세 55년의 적폐를 뒤집는 작업이었다. 아세라 목상, 바알 제단, 태양 숭배, 점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박수들 —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었다. 요시야는 유다뿐 아니라 북왕국 지역 벧엘까지 손을 뻗었다. 이미 북왕국은 없었다. 그 땅은 아시리아 속령이었다. 그 경계를 넘어 벧엘의 산당을 헌 것은 정치적으로도 대담한 행동이었다.

8 왕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게바(Geba)에서 브엘세바(Beersheba)까지 더럽혔다. 성문 어귀에 있는 산당들을 헐었다. 그것들은 여호수아(Joshua) 성읍 방백의 문 어귀에 있었다. 성읍 왼편이었다.

9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올라가지 못했으나, 무교병을 그 형제들 중에서 먹었다.

10 왕이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Topheth)을 더럽혔다. 아무도 자기 아들딸을 몰렉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11 유다 왕들이 해에게 드린 말들을 없앴다. 성전 뜰 안에 환관 나단멜렉(Nathan-melech)의 집 옆에 있던 것들이었다. 해의 수레들을 불살랐다.

12 아하스의 지붕 다락 위에 유다 왕들이 세운 제단들을 왕이 헐었다.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뜰에 세운 제단들도 헐었다. 거기서 부수어 기드론 시냇가에 그 가루를 던졌다.

13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예루살렘 맞은편 산 오른편 곧 멸망의 산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혔다. 시돈 사람의 혐오스러운 것 아스다롯(Ashtaroth)과 모압의 혐오스러운 것 그모스(Chemosh)와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것 밀곰(Milcom)을 위해 세웠던 것이다.

14 요시야가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그 자리에 사람의 뼈들로 채웠다.





벧엘을 넘어서

15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벧엘에 세운 제단도 헐었다. 그 산당도 헐었다.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도 불살랐다.

16 요시야가 돌아보다가 산 위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뼈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열왕기상 13장에서 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단 앞에서 예언했다 — “요시야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이 제단 위에서 사람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그로부터 약 300년 후 요시야가 그 제단에서 정확히 그 일을 했다. 성경은 이 일치를 놓치지 않고 기록한다.

17 “저것이 무엇이냐?”

성읍 사람들이 말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당신이 벧엘의 제단을 향해 행한 이 일들을 그가 예언한 것입니다.”

18 요시야가 말했다.

“그대로 두어라. 아무도 그의 뼈를 건드리지 말라.”

그들이 그의 뼈는 건드리지 않았다. 사마리아(Samaria)에서 온 선지자의 뼈도.

19 요시야가 이스라엘 왕들이 만들어 여호와를 노하게 한 사마리아 여러 성읍의 산당들도 제거했다. 벧엘에서 행한 모든 대로 행했다.

20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그 제단들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들을 그 위에서 불살랐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유월절

21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22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날부터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의 모든 날에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23 이 유월절은 요시야 왕 십팔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졌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기억이다. 그런데 사사 시대 이후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기록이 없었다. 수백 년의 공백이었다. 요시야의 유월절 회복은 단순한 절기 준수가 아니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는 의식이었다. 역대하 35:1-19가 이 유월절을 더 자세히 기록한다.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요시야의 총평

24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있는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과 드라빔과 우상들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요시야가 없앴다.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했기 때문이다.

25 요시야 전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26 그러나 여호와가 므낫세의 모든 도발로 격분하여 유다를 향해 타오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27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 앞에서 제거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제거하겠다. 내가 선택한 이 성읍 예루살렘을 버리겠다. 내 이름이 거기 있다고 한 성전도 버리겠다.”





므깃도에서 죽다

28 요시야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29 요시야 때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Pharaoh Necho · ㉸ 파라오 느코)가 앗수르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으러 나갔다가 므깃도(Megiddo · ㉸ 므기도)에서 파라오 느고가 왕을 보자 그를 죽였다.

30 신하들이 그를 므깃도에서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그의 묘에 묻었다. 나라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를 데려다가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BC 609년의 일이다. 요시야가 왜 이집트 군대를 막으러 나갔는지 열왕기는 설명하지 않는다. 역대하 35:21-22에 따르면 느고가 “나는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으나 요시야가 듣지 않았다. 판단 착오였다. 유다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죽었다. 역사는 의로움이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다. 므깃도 — 이 이름은 훗날 아마겟돈(Armageddon, 히브리어 ‘하르 므깃도’)으로 이어진다. 최후의 결전장.





마지막 왕들의 시작

31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스물세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세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립나(Libnah)의 예레미야(Jeremiah)의 딸 하무달(Hamutal)이었다.

32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랐다.

33 파라오 느고가 그를 리블라(Riblah)에서 쇠사슬로 결박했다. 그곳은 하맛 땅에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은 백 달란트와 금 달란트를 유다에 부과했다.

34 파라오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Eliakim)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으로 바꾸었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서 죽었다.

35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파라오 느고에게 주었다. 나라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파라오 느고의 명을 따라 은과 금을 거두었다.

36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스물다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루마(Rumah)의 브다야(Pedaiah)의 딸 스비다(Zebidah)였다.

37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을 따랐다.

요시야가 죽자 유다는 연이어 무너졌다. 여호아하스는 세 달 만에 이집트에 잡혀갔다.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꼭두각시였다. 유다의 독립은 사실상 끝났다. 주인이 이집트에서 바빌론으로 바뀌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요시야는 이 모든 것을 보지 않고 므깃도에서 눈을 감았다. 훌다의 예언 — “평안히 무덤에 들어갈 것이다” — 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장 — 바빌론이 등장한다. 느부갓네살이 왔다. 1차 포로가 시작된다. BC 597년.




열왕기하 24장 — 첫 번째 포로, BC 597


바빌론이 온다

1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Babylon · ㉸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느부카드네자르)이 올라왔다. 여호야김이 삼 년 동안 그를 섬겼다가 다시 배반했다.

2 여호와가 갈대아인의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여호야김을 치러 보내셨다. 여호와가 그의 종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유다에 맞서도록 보내어 유다를 멸하려 하셨다.

3 이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다에게 임한 것은,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를 이유로 그들을 여호와의 앞에서 제거하려 하셨기 때문이다.

4 또한 그가 흘린 무고한 피 때문이었다. 므낫세가 무고한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 여호와가 용서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5 여호야김의 나머지 일들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6 여호야김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7 이집트 왕이 다시는 그 땅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집트 왕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빌론 왕이 다 차지했기 때문이다.

BC 605년 바빌론이 갈그미스(Carchemish) 전투에서 이집트를 대파했다. 중동의 주인이 이집트에서 바빌론으로 바뀐 결정적 전환점이다. 유다는 이제 바빌론의 속국이 됐다. 여호야김은 처음에 복종했다가 배반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왔다.





세 달의 왕 여호야긴

8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열여덟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세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의 엘나단(Elnathan)의 딸 느후스다(Nehushta)였다.

9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따랐다.

10 그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포위했다.

11 그의 신하들이 포위하는 동안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에 왔다.

12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방백들과 환관들과 함께 바빌론 왕에게 나왔다. 바빌론 왕이 그를 잡았다. 바빌론 왕 여덟째 해였다.

BC 597년이다. 이것이 1차 바빌론 포로다. 다니엘(Daniel)과 에스겔(Ezekiel)이 이때 또는 이 전후에 끌려갔다. 에스겔 1:2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오 년”을 에스겔의 활동 시작점으로 기록한다. 바빌론 점토판(BB 21945) — 1956년 영국 박물관에서 위클라인(D.J. Wiseman)이 해독 — 은 BC 597년 바빌론 군대의 예루살렘 점령과 왕의 교체를 정확히 기록한다. 성경과 고고학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첫 번째 포로

13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만든 모든 금 기물들을 잘랐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였다.

14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들과 모든 용사들, 만 명의 포로들을 사로잡아 갔다. 그리고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비천한 나라 백성들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15 그가 여호야긴을 바빌론으로 잡아갔다.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환관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16 모든 용사 칠천 명과 장인들과 대장장이 천 명, 모두 강하고 전쟁에 능한 자들을 바빌론 왕이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라기스 점토판 — 유다 남부 라기스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도기 편지)들이다. 특히 라기스 4번 편지는 마지막 봉화 신호를 언급한다 — “우리가 라기스의 봉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세카(Azekah)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최후 직전 남유다 군사 통신의 생생한 단편이다. 예레미야 34:7 — “라기스와 아세카만 남았다” — 과 일치한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17 바빌론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맛다니야(Mattaniah)를 그 대신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로 바꾸었다.

18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스물한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립나의 예레미야의 딸 하무달이었다.

19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랐다.

20 여호와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그의 면전에서 던져버리셨기 때문이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왕을 반역했다.

바빌론이 세운 왕이 바빌론에 반역했다. 시드기야의 반역이 무엇을 불러오는지, 다음 장이 그 최후를 담는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했다.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다. 그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지만 선지자를 죽이지는 않았다. 두려움과 완고함 사이에서 흔들리다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한 왕이었다.



다음 장 — 시드기야의 반역 이후 느부갓네살이 다시 왔다. 18개월의 포위. 성벽이 무너졌다. 시드기야가 도망쳤다. 성전이 불탔다. BC 587년.




열왕기하 25장 — 예루살렘의 함락, BC 587


포위가 시작되다

1 시드기야 왕 구년 열째 달 열흘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성을 포위하고 사방에 공격용 둑을 쌓았다.

2 성이 시드기야 왕 십일년까지 포위되었다.

BC 588년 1월부터 BC 587년 7월까지, 약 18개월의 포위였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굶주림이 극에 달했다. 예레미야애가는 이 포위의 공포를 시로 남겼다. “자기 자녀들을 자신이 먹었다” — 이것이 시적 과장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신명기 28:53이 이미 경고했다.

3 사월 구일에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나라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





성벽이 무너지다

4 성벽이 뚫렸다. 모든 군사가 밤에 성문 사이 왕의 동산 길을 통해 도망했다. 갈대아인들이 사방으로 성읍을 에워쌌으나 왕이 아라바 길로 갔다.

5 갈대아인의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Jericho · ㉸ 예리코)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6 그들이 왕을 잡아 리블라(Riblah)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다. 바빌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7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였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시드기야의 운명은 성경에서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었다. 그 다음 눈이 뽑혔다. 평생 그 기억만 남았다. 에스겔이 예언했다 — “그가 바빌론을 볼 것이나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에스겔 12:13).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살아서 바빌론에 도착했으나, 눈이 없어 바빌론을 볼 수 없었다. 예언이 그렇게 성취됐다.





성전이 불타다

8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십구년 다섯째 달 칠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 느부사라단(Nebuzaradan · ㉸ 느부자르아단) 호위대장이 예루살렘에 왔다.

9 그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모든 큰 집들을 불살랐다.

10 호위대장과 함께 있는 갈대아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방 성벽을 헐었다.

11 성 안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바빌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나머지 무리를 느부사라단 호위대장이 사로잡아 갔다.

12 그러나 호위대장이 땅의 가난한 자들 일부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다.

BC 587년(혹은 586년 — 날짜 계산법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의 일이다. 이날이 유대력 아브(Av)월 9일이었다. 이 날을 티샤 베아브(Tisha B’Av)라 한다. 유대교 최대 금식일이다. 제1성전 파괴일, 그리고 훗날 제2성전도 로마에 의해 같은 날에 파괴됐다(AD 70년). 유대인들은 오늘도 이날 금식하고 예레미야애가를 읽는다. 이 하루가 유대 민족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이 박힌 날이다.





성전 기물들

13 갈대아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 그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14 그들이 냄비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대접들과 모든 청동 기물들도 가져갔다.

15 호위대장이 불 접시들과 대접들, 순금이나 순은으로 된 것들을 가져갔다.

16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든 기둥 둘과 바다 하나와 받침들 — 이 기물들의 청동을 계산할 수 없었다.

17 기둥 하나의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고, 위에 청동으로 만든 기둥 머리가 있었다. 기둥 머리의 높이가 세 규빗이고, 격자 모양과 석류들이 청동으로 기둥 머리 사방에 있었다. 다른 기둥도 격자 모양과 같았다.





지도자들의 처형

18 호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Seraiah)와 버금 제사장 스바냐(Zephaniah · ㉸ 스파냐)와 세 문지기를 잡았다.

19 성 안에서 군사들을 맡은 환관 하나와, 성 안에서 발견된 왕의 측근 다섯 명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과, 성 안에서 발견된 나라 백성 육십 명을 잡았다.

20 느부사라단 호위대장이 이들을 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빌론 왕에게 데려갔다.

21 바빌론 왕이 하맛 땅(Hamath)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갔다.





유다 땅의 총독

22 유다 땅에 남아 있는 백성 —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둔 자들 — 을 위해 왕이 사반(Shaphan)의 손자, 아히감(Ahikam)의 아들 그달리야(Gedaliah)를 총독으로 삼았다.

23 군대의 모든 장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바빌론 왕이 그달리야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듣고 미스바(Mizpah · ㉸ 미츠파)로 와서 그달리야에게 나아왔다. 느다냐(Nethaniah)의 아들 이스마엘(Ishmael)과 가레아(Careah)의 아들 요하난(Johanan)과 느도바(Netophah) 사람 단후멧(Tanhumeth)의 아들 스라야(Seraiah)와 마아가(Maacah) 사람의 아들 야아산야(Jaazaniah)가 그들과 함께였다.

24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인의 신하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며 바빌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25 일곱째 달에 왕족인 엘리사마(Elishama)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열 명의 사람들과 함께 와서 그달리야를 쳐서 죽였다. 미스바에서 함께 있던 유다인들과 갈대아인들도 죽였다.

26 그러자 크고 작은 모든 백성들과 군대 장관들이 갈대아인들을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갔다.

그달리야 암살로 유다 땅에 남은 지도부마저 사라졌다. 유대인들은 이 암살을 기억하기 위해 그달리야 금식(Tzom Gedaliah)을 매년 지킨다. 그달리야는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무너진 땅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다. 그 시작이 내부에서 잘렸다. 이스마엘은 왕족이었다 — 총독 자리를 탐낸 것이었다. 망국의 땅에서도 권력 다툼은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빛

27 유다 왕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되는 해, 바빌론 왕 에윌므로닥(Evil-merodach · ㉸ 에빌-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원년 열두째 달 스물일곱 날에 에윌므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었다.

28 그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 위에 두었다.

29 여호야긴이 죄수복을 벗었다. 남은 생애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었다.

30 그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왕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죽는 날까지 날마다.

열왕기의 마지막 장면이다. 성전은 불탔다. 예루살렘은 무너졌다. 백성은 흩어졌다. 그런데 마지막 다섯 절은 왕이 감옥에서 풀려나 왕의 식탁에서 먹는 이야기다. 파국 가운데 작은 빛이다. 이 장면은 바빌론 점토판으로 확인된다. 독일 고고학자 에른스트 발터 안드레(Ernst F. Weidner)가 1939년 베를린 박물관 보관 점토판들을 분석하여 여호야긴의 이름과 그의 다섯 아들들에게 지급된 기름과 식량 배급 목록을 확인했다. BC 592년경의 기록이다. “야우-킨, 유다의 왕” —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 감옥에서 왕의 식탁으로의 귀환. 그것이 열왕기가 멈추는 자리다.

왜 여기서 끝나는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다. 민족이 망했다. 그러나 왕의 혈통이 살아남았다. 밥을 먹고 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 “네 후손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 이 불씨 하나로 남아 있다는 암시다. 열왕기는 거기서 이야기를 건넨다. 다음 이야기, 포로 이후의 이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이어받는다.



열왕기하 끝. 다윗이 왕이 되던 날부터 예루살렘이 불타는 날까지, 약 4백 년의 이야기였다.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직 살아 있는 한 사람에게 밥을 먹이셨다.


[image: 역대상 표지]








역대상

포로 귀환 후 다시 쓰인 다윗의 이야기 — 성전 중심의 재해석.




역대상 조망

역대상은 사무엘서·열왕기와 같은 시대를 다루지만,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시 쓴 신학적 재해석이다. 9장에 걸친 족보로 시작해 사울의 죽음과 다윗 왕국 전체를 다루되, 다윗의 어두운 면(밧세바·압살롬)은 빠지고 성전 준비와 예배 조직이 강조된다. 마지막 장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청사진과 모든 자재를 인계한다.


1부 · 족보 (1~9장)

아담부터 귀환 공동체까지



2부 · 다윗의 즉위와 정복 (10~20장)

헤브론·예루살렘·블레셋



3부 · 성전 준비 (21~29장)

타작마당, 자재, 레위인 조직, 청사진 인계




역대상 1장 — 이름들의 강


아담에서 시작하다

1 아담, 셋(Seth), 에노스(Enosh).

2 게난(Kenan · ㉸ 케난), 마할랄렐(Mahalalel), 야렛(Jared · ㉸ 예렛).

3 에녹(Enoch), 므두셀라(Methuselah · ㉸ 므투셀라), 라멕(Lamech).

4 노아(Noah), 셈(Shem), 함(Ham), 야벳(Japheth · ㉸ 야펫).

역대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인사도 없다. 배경 설명도 없다. 그냥 이름이다. 아담. 단 한 마디.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의 이름으로 책 전체가 열린다.

역대상·하(Chronicles)는 BC 5세기 후반에서 4세기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본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BC 538년)으로 고국 땅을 밟게 된 직후의 시간이다. 귀환한 이들은 혼란 속에 있었다. 성전은 없었다. 왕도 없었다. 토지도 빼앗겼다. 그들이 가장 먼저 물어야 했던 질문은 단 하나였다 — “우리는 누구인가?” 역대기는 그 질문에 이름들로 답한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강처럼 이어진 이름들의 흐름 위에 당신이 있다고.





야벳의 자손

5 야벳의 아들들: 고멜(Gomer), 마곡(Magog), 마대(Madai), 야완(Javan), 두발(Tubal), 메섹(Meshech), 디라스(Tiras).

6 고멜의 아들들: 아스그나스(Ashkenaz), 디밧(Diphath), 도갈마(Togarmah).

7 야완의 아들들: 엘리사(Elishah), 다시스(Tarshish), 깃딤(Kittim), 로다님(Rodanim).

야벳 계열은 오늘날의 코카서스·흑해 북부·에게해 연안 민족들과 연결된다. ’아스그나스’는 고대 히브리 문헌에서 스키타이인에 해당하며, 훗날 유대인들이 라인강 이북 유럽 유대인을 ’아슈케나짐(Ashkenazim)’이라 부르게 된 것도 이 이름에서 왔다.





함의 자손

8 함의 아들들: 구스(Cush), 미스라임(Mizraim · ㉸ 므츠라임), 붓(Put), 가나안(Canaan · ㉸ 카나안).

9 구스의 아들들: 스바(Seba), 하윌라(Havilah), 삽다(Sabtah), 라아마(Raamah), 삽드가(Sabteca). 라아마의 아들들: 스바(Sheba), 드단(Dedan).

10 구스가 니므롯(Nimrod)을 낳았다. 그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용사가 된 사람이었다.

11 미스라임은 루딤(Ludim), 아나밈(Anamim), 르하빔(Lehabim), 납두힘(Naphtuhim),

12 바드루심(Pathrusim), 가슬루힘(Casluhim —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다), 갑도림(Caphtorim)을 낳았다.

13 가나안은 시돈(Sidon)을 첫아들로 낳았다. 그 다음은 헷(Heth · ㉸ 헤트).

14 그 다음 여부스 족속(Jebusites), 아모리 족속(Amorites), 기르가스 족속(Girgashites),

15 히위 족속(Hivites), 알가 족속(Arkites), 신 족속(Sinites),

16 아르왓 족속(Arvadites), 스말 족속(Zemarites), 하맛 족속(Hamathites).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다.” 역대기 저자는 이 짧은 삽입구로 독자에게 신호를 보낸다. 족보는 단순한 계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계 지도다. 누가 이웃이고, 누가 적이며, 누가 어디서 왔는지. 가나안 목록은 이스라엘이 훗날 정복하게 될 민족들의 명단이기도 하다.





셈의 자손

17 셈의 아들들: 엘람(Elam), 앗수르(Asshur), 아르박삿(Arpachshad), 룻(Lud), 아람(Aram), 우스(Uz), 훌(Hul), 게델(Gether), 메섹(Meshech).

18 아르박삿은 셀라(Shelah)를 낳고, 셀라는 에벨(Eber)을 낳았다.

19 에벨에게 두 아들이 났다. 하나는 벨렉(Peleg — ’나눔’의 뜻)이라 했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형제는 욕단(Joktan).

20 욕단은 알모닷(Almodad), 셀렙(Sheleph), 하살마웻(Hazarmaveth), 야라(Jerah),

21 하도람(Hadoram), 우살(Uzal), 디글라(Diklah),

22 에발(Ebal), 아비마엘(Abimael), 스바(Sheba),

23 오빌(Ophir), 하윌라(Havilah), 요밥(Jobab)을 낳았다. 이들이 다 욕단의 아들들이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 압축

24 셈, 아르박삿, 셀라,

25 에벨, 벨렉, 르우(Reu),

26 스룩(Serug), 나홀(Nahor), 데라(Terah).

27 아브람(Abram) — 이가 곧 아브라함(Abraham)이다.

창세기가 이 계보를 쌓는 데 11장을 썼다. 역대기는 세 절로 압축한다. 역대기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역대기는 기원을 추적하지 않는다. 기원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확인한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이어진다는 것 — 그것이 핵심이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28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Isaac · ㉸ 이사악)과 이스마엘(Ishmael).

29 이스마엘의 자손,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욧(Nebaioth), 게달(Kedar), 아드베엘(Adbeel), 밉삼(Mibsam),

30 미스마(Mishma), 두마(Dumah), 마사(Massa), 하닷(Hadad), 데마(Tema),

31 여두르(Jetur), 나비스(Naphish), 게드마(Kedemah).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이스마엘이 먼저 나온다. 역대기는 이삭에게 초점을 맞추기 전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을 먼저 예의 바르게 언급한다. 그리고 곧 넘어간다. 역대기의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삭과 에돔

32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Keturah)가 낳은 아들들: 시므란(Zimran), 욕산(Jokshan), 므단(Medan), 미디안(Midian), 이스박(Ishbak), 수아(Shuah). 욕산의 아들들: 스바(Sheba), 드단(Dedan).

33 미디안의 아들들: 에바(Ephah), 에벨(Epher), 하녹(Hanoch), 아비다(Abida), 엘다아(Eldaah). 이들이 다 그두라의 아들들이다.

34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들: 에서(Esau · ㉸ 에사우)와 이스라엘(Israel — 야곱의 다른 이름).

35 에서의 아들들: 엘리바스(Eliphaz), 르우엘(Reuel), 여우스(Jeush), 얄람(Jalam), 고라(Korah).

36 엘리바스의 아들들: 데만(Teman), 오말(Omar), 스비(Zephi), 가담(Gatam), 그나스(Kenaz), 딤나(Timna), 아말렉(Amalek).

37 르우엘의 아들들: 나핫(Nahath), 세라(Zerah), 삼마(Shammah), 밋사(Mizzah).





세일과 에돔 왕들

38 세일(Seir)의 아들들: 로단(Lotan), 소발(Shobal), 시브온(Zibeon), 아나(Anah), 디손(Dishon), 에셀(Ezer), 디산(Dishan).

39 로단의 아들들: 호리(Hori), 호맘(Homam). 로단의 누이는 딤나(Timna).

40 소발의 아들들: 알랸(Alian), 마나핫(Manahath), 에발(Ebal), 스비(Shephi), 오남(Onam). 시브온의 아들들: 아야(Aiah), 아나(Anah).

41 아나의 아들: 디손(Dishon). 디손의 아들들: 하므란(Hamran), 에스반(Eshban), 이드란(Ithran), 그란(Cheran).

42 에셀의 아들들: 빌한(Bilhan), 사아완(Zaavan), 야아간(Jaakan). 디산의 아들들: 우스(Uz), 아란(Aran).

43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이 이러하다.

브올(Beor)의 아들 벨라(Bela). 그 성읍의 이름은 딘하바(Dinhabah).

44 벨라가 죽고, 세라의 아들 요밥(Jobab)이 대신 왕이 되었다.

45 요밥이 죽고, 데만 땅 후삼(Husham)이 대신 왕이 되었다.

46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하닷(Hadad)이 대신 왕이 되었다. 그는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자다. 그 성읍 이름은 아윗(Avith).

47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Masrekah) 출신 삼라(Samlah)가 대신 왕이 되었다.

48 삼라가 죽고, 강가 르호봇(Rehoboth) 출신 사울(Saul)이 대신 왕이 되었다.

49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Baal-hanan)이 대신 왕이 되었다.

50 바알하난이 죽고, 하닷(Hadad)이 대신 왕이 되었다. 그 성읍 이름은 바이(Pai). 그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Mehetabel —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심’의 뜻)이니, 마드렛(Matred)의 딸이요, 메사합(Me-zahab)의 손녀다.

51 하닷이 죽고, 에돔의 족장들이 있었으니: 딤나(Timna) 족장, 알랴(Aliah) 족장, 여뎃(Jetheth) 족장,

52 오홀리바마(Oholibamah) 족장, 엘라(Elah) 족장, 비논(Pinon) 족장,

53 그나스(Kenaz) 족장, 데만(Teman) 족장, 밉살(Mibzar) 족장,

54 막디엘(Magdiel) 족장, 이람(Iram) 족장. 이들이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돔 왕 목록은 흥미롭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는 구절이 눈에 걸린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늦게 시작됐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이를 열등감으로 쓰지 않는다. 에돔이 먼저 왕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스라엘은 그 뒤에 따로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역대기는 그 다른 길을 이야기하기 위해 지금 이 긴 족보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다음 장 —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유다 지파로 줄기가 좁혀진다. 역대기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점점 분명해진다.




역대상 2장 — 유다의 뿌리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1 이스라엘의 아들들: 르우벤(Reuben), 시므온(Simeon · ㉸ 시메온), 레위(Levi), 유다(Judah), 잇사갈(Issachar), 스불론(Zebulun · ㉸ 즈불룬),

2 단(Dan), 요셉(Joseph),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 갓(Gad), 아셀(Asher · ㉸ 아세르).

열두 이름. 역대기는 이 이름들을 창세기처럼 이야기로 풀지 않는다. 그냥 읽는다. 한 줄에 여섯, 다음 줄에 여섯. 그런데 순서가 흥미롭다. 출생 순서도 아니고, 어머니 순서도 아니다. 역대기만의 배열이다. 르우벤이 첫째로 나오되, 이야기의 중심은 곧 유다(넷째)로 이동한다. 역대기는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고 있다.





유다 지파의 계보

3 유다의 아들들: 에르(Er), 오난(Onan), 셀라(Shelah). 이 셋은 가나안 여인 밧수아(Bath-shua)에게서 났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셨다.

4 유다의 며느리 다말(Tamar · ㉸ 타마르)은 유다에게 베레스(Perez · ㉸ 페레츠)와 세라(Zerah)를 낳았다.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었다.

다말 이야기가 단 한 줄로 처리된다. 창세기 38장이 그 전체 이야기를 담았다 —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와의 복잡한 사건을 거쳐 아들을 얻은 여인. 역대기는 그 서사를 생략하되, 다말의 이름을 지우지는 않는다.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다.

5 베레스의 아들들: 헤스론(Hezron)과 하물(Hamul).

6 세라의 아들들: 시므리(Zimri), 에단(Ethan), 헤만(Heman), 갈골(Calcol), 다라(Dara) — 모두 다섯 명.

7 갈미의 아들 아간(Achar) — 그는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취하여 이스라엘을 재앙에 빠뜨린 사람이다.

아간(Achan). 역대기는 그 이름을 ’아간(Achar — ’재앙의 원인’이라는 뜻)’이라 쓴다. 여호수아 7장의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변형한 것이다. 아이 성 전투에서 금지된 전리품을 몰래 취해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패배하게 만든 인물이다. 역대기 저자는 족보 중간에 그를 심어두고 이름 하나로 판결한다.

8 에단의 아들: 아사랴(Azariah).





헤스론의 자손

9 헤스론에게서 난 아들들: 여라므엘(Jerahmeel), 람(Ram), 글루배(Chelubai — 갈렙의 또 다른 이름).

10 람은 암미나답(Amminadab)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손(Nahshon)을 낳았다. 나손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였다.

11 나손은 살마(Salma)를 낳았다. 살마는 보아스(Boaz)를 낳았다.

12 보아스는 오벳(Obed)을 낳았다. 오벳은 이새(Jesse)를 낳았다.

13 이새는 그 맏아들 엘리압(Eliab), 둘째 아비나답(Abinadab), 셋째 시므아(Shimea),

14 넷째 느다넬(Nethanel), 다섯째 랏대(Raddai),

15 여섯째 오셈(Ozem), 일곱째 다윗(David)을 낳았다.

16 그 누이들은 스루야(Zeruiah)와 아비가일(Abigail). 스루야의 아들들: 아비새(Abishai), 요압(Joab), 아사헬(Asahel) — 셋.

17 아비가일은 아마사(Amasa)를 낳았다.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Jether).

보아스 — 오벳 — 이새 — 다윗. 이 네 이름이 담담하게 나열된다. 룻기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서는 이름만 남는다. 그러나 그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독자는 안다. 모압 여인 룻이 이 계보 안으로 걸어들어왔다. 역대기는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이미 계보가 모든 것을 말한다.





헤스론의 셋째 아들 갈렙

18 헤스론의 아들 갈렙(Caleb)은 아내 아수바(Azubah)와 여리옷(Jerioth)에게서 아들들을 얻었다. 아수바의 아들들: 예셀(Jesher), 소밥(Shobab), 아르돈(Ardon).

19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랏(Ephrath)을 아내로 삼았다. 그가 갈렙에게 훌(Hur)을 낳았다.

20 훌은 우리(Uri)를 낳았다. 우리는 브살렐(Bezalel · ㉸ 브잘엘)을 낳았다.

브살렐.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이름이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장인. 하나님이 그를 “이름으로 불러” 기술과 재능을 부어주셨다고 했다. 역대기는 그가 유다 지파, 갈렙의 손자임을 족보로 연결한다. 모든 능력자에게는 뿌리가 있다.

21 이후에 헤스론이 길르앗(Gilead) 아버지 마길(Machir)의 딸에게 들어갔다 — 헤스론이 육십 세 때였다. 그녀가 스굽(Segub)을 낳았다.

22 스굽은 야일(Jair)을 낳았다. 야일은 길르앗 땅에 이십삼 성읍을 가졌다.

23 그러나 그술(Geshur)과 아람(Aram)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Kenath) 및 그 촌락들, 육십 성읍을 빼앗았다. 이들은 다 마길의 자손이었다.

24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Caleb Ephrathah)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Abijah)가 헤스론에게 아스훌(Ashhur)을 낳았다. 아스훌은 드고아(Tekoa) 아버지가 되었다.





여라므엘 자손

25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므엘의 아들들: 맏아들 람(Ram), 그 다음 부나(Bunah), 오렌(Oren), 오셈(Ozem), 아히야(Ahijah).

26 여라므엘에게 다른 아내 아다라(Atarah)가 있었는데, 그가 오남(Onam)의 어머니다.

27 여라므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들: 마아스(Maaz), 야민(Jamin), 에겔(Eker).

28 오남의 아들들: 삼매(Shammai)와 야다(Jada). 삼매의 아들들: 나답(Nadab)과 아비술(Abishur).

29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Abihail)인데, 그가 아반(Ahban)과 몰릿(Molid)을 낳았다.

30 나답의 아들들: 셀렛(Seled)과 아바임(Appaim). 셀렛은 아들 없이 죽었다.

31 아바임의 아들: 이시(Ishi). 이시의 아들: 세산(Sheshan). 세산의 아들: 알래(Ahlai).

32 삼매의 형제 야다의 아들들: 예델(Jether)과 요나단(Jonathan). 예델은 아들 없이 죽었다.

33 요나단의 아들들: 벨렛(Peleth)과 사사(Zaza). 이들이 여라므엘의 자손들이다.

34 세산에게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다. 세산에게 야르하(Jarha)라 하는 애굽 종이 있었다.

35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가 앗대(Attai)를 낳았다.

36 앗대는 나단(Nathan)을 낳았다. 나단은 사밧(Zabad)을 낳았다.

37 사밧은 에블랄(Ephlal)을 낳았다. 에블랄은 오벳(Obed)을 낳았다.

38 오벳은 예후(Jehu)를 낳았다. 예후는 아사랴(Azariah)를 낳았다.

39 아사랴는 헬레스(Helez)를 낳았다. 헬레스는 엘르아사(Eleasah)를 낳았다.

40 엘르아사는 시스매(Sismai)를 낳았다. 시스매는 살룸(Shallum)을 낳았다.

41 살룸은 여가먀(Jekamiah)를 낳았다. 여가먀는 엘리사마(Elishama)를 낳았다.

세산이 딸을 종에게 시집보냈다. 아들이 없었으므로.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이런 방식으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알려진 관행이었다. 역대기는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다. 야르하 — 이집트 사람이다. 그의 피가 유다 지파의 한 가지를 흐른다.





갈렙의 후손

42 여라므엘의 형제 갈렙의 아들들: 장자는 메사(Mesha) — 그는 십(Ziph)의 조상이다. 그리고 마레사(Mareshah) — 그는 헤브론(Hebron)의 조상이다.

43 헤브론의 아들들: 고라(Korah), 답부아(Tappuah), 레겜(Rekem), 세마(Shema).

44 세마는 라함(Raham)을 낳았다. 라함은 요르그암(Jorkeam)의 조상이다. 레겜은 삼매(Shammai)를 낳았다.

45 삼매의 아들은 마온(Maon)이다. 마온은 벧술(Beth-zur)의 조상이다.

46 갈렙의 첩 에바(Ephah)는 하란(Haran), 모사(Moza), 가셋(Gazez)을 낳았다. 하란은 가셋을 낳았다.

47 야대의 아들들: 레겜(Regem), 요담(Jotham), 게산(Geshan), 벨렛(Pelet), 에바(Ephah), 사아브(Shaaph).

48 갈렙의 첩 마아가(Maachah)는 세벨(Sheber)과 디르하나(Tirhanah)를 낳았다.

49 또 삿본(Shaaph) — 맛만나(Madmannah) 조상, 세와(Sheva) — 막베나(Machbenah) 및 기브아(Gibeah) 조상을 낳았다. 갈렙의 딸은 악사(Achsah).

50 이들이 갈렙의 자손이다.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 기럇여아림(Kiriath-jearim)의 조상 소발(Shobal),

51 베들레헴(Bethlehem)의 조상 살마(Salma), 벧가델(Beth-gader)의 조상 하렙(Hareph).

52 기럇여아림의 조상 소발의 아들들: 하로에(Haroeh), 므누홋(Menuhoth)의 절반.

53 기럇여아림의 족속들: 이드리 족속(Ithrites), 붓 족속(Puthites), 수맛 족속(Shumathites), 미스라 족속(Mishraites) — 여기서 소라 족속(Zorathites)과 에스다올 족속(Eshtaolites)이 나왔다.

54 살마의 아들들: 베들레헴(Bethlehem), 느도바 족속(Netophathites), 아다롯 벳요압(Atroth-beth-joab), 마나핫 족속(Manahathites) 절반, 소라 족속(Zorites).

55 야베스에 거주하는 서기관 족속들: 디랏 족속(Tirathites), 시므앗 족속(Shimeathites), 수갓 족속(Sucathites). 이들은 레갑 집의 조상 함맛(Hammath)에게서 나온 겐 족속(Kenites · ㉸ 케닛 족속)이다.

겐 족속이 유다 계보 끝에 들어와 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겐 족속은 이스라엘 가까이 살면서 함께 움직였다. 역대기는 이들을 계보 안에 넣는다. “우리 사람”으로 포함한다. 누가 ’이스라엘’인가라는 경계는 생각보다 유동적이었다. 역대기가 포로 귀환 공동체를 위해 쓰인 책임을 기억하면 — 이 경계의 유연함은 의미심장하다. 완전히 낯선 사람도 결국 계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 장 —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로 줄기가 더 좁혀진다. 왕들의 이름이 나열된다. 그리고 그 계보는 포로 귀환 시대까지 이어진다.




역대상 3장 — 왕가의 줄기


다윗의 아들들 — 헤브론에서

1 다윗이 헤브론(Hebron)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다.

맏아들은 암논(Amnon) — 이스르엘 사람 아히노암(Ahinoam)의 아들. 둘째는 다니엘(Daniel) — 갈멜 사람 아비가일(Abigail)의 아들.

2 셋째는 압살롬(Absalom) — 그술(Geshur) 왕 달매의 딸 마아가(Maachah)의 아들. 넷째는 아도니야(Adonijah) — 학깃(Haggith)의 아들.

3 다섯째는 스바댜(Shephatiah) — 아비달(Abital)의 아들. 여섯째는 이드르암(Ithream) — 아내 에글라(Eglah)의 아들.

4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났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칠 년 육 개월 다스렸다. 예루살렘에서는 삼십삼 년을 다스렸다.

헤브론. 이스라엘의 첫 수도였다. 다윗은 처음 유다 지파만 왕으로 섬기다가,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역대기는 이 분열의 역사를 간략하게 담는다. 사무엘하 2장에서 5장에 걸친 이야기가 여기서 두 줄이다.





다윗의 아들들 — 예루살렘에서

5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다. 밧수아(Bathshua — 밧세바의 또 다른 표기) — 암미엘(Ammiel)의 딸 — 에게서: 시므아(Shimea), 소밥(Shobab), 나단(Nathan), 솔로몬(Solomon · ㉸ 살로몬) — 넷.

6 또 이브할(Ibhar), 엘리수아(Elishama), 엘리벨렛(Eliphelet).

7 노가(Nogah), 네벡(Nepheg), 야비아(Japhia).

8 엘리사마(Elishama), 엘랴다(Eliada), 엘리벨렛(Eliphelet) — 아홉.

9 이 외에 후궁들의 아들들이 있었고, 다말(Tamar)은 그들의 누이였다.

밧수아 — 밧세바(Bathsheba)다. 역대기는 그녀의 이름을 밧수아로 쓰고, 출신(암미엘의 딸)을 밝힌다. 그리고 그게 전부다. 사무엘하 11장의 그 이야기 —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취하고, 남편 우리야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한 사건 — 역대기에는 없다. 역대기의 다윗은 다른 다윗이다. 잘못을 지운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역대기의 관심사는 성전을 준비한 왕, 예배를 세운 왕이기 때문이다.





솔로몬 이후 왕가

10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Rehoboam · ㉸ 르하브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Abijah).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Asa). 아사의 아들은 여호사밧(Jehoshaphat · ㉸ 여호사팟).

11 여호사밧의 아들은 요람(Joram). 요람의 아들은 아하시야(Ahaziah). 아하시야의 아들은 요아스(Joash).

12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Amaziah). 아마샤의 아들은 아사랴(Azariah). 아사랴의 아들은 요담(Jotham).

13 요담의 아들은 아하스(Ahaz). 아하스의 아들은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

14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Amon). 아몬의 아들은 요시야(Josiah).

15 요시야의 아들들: 맏아들 요하난(Johanan), 둘째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 셋째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 넷째 살룸(Shallum).

16 여호야김의 아들들: 여고냐(Jeconiah —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와 시드기야(Zedekiah).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이 왕들의 이름 뒤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 아하스는 앗수르에 나라를 팔았다. 히스기야는 앗수르 포위망 앞에서 기도했다. 므낫세는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웠다. 요시야는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일으켰다. 여고냐는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왕이다. 역대기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담겠지만, 이 장에서는 이름만 세운다. 왕국이 시작해서 무너지기까지의 전체 스케치를 이름들로 그린다.





포로 시대와 그 이후

17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 스알디엘(Shealtiel · ㉸ 스알티엘)과 말기람(Malchiram), 브다야(Pedaiah), 세낫살(Shenazzar), 여가먀(Jekamiah), 호사마(Hoshama), 느다뱌(Nedabiah).

18 브다야의 아들들: 스룹바벨(Zerubbabel · ㉸ 즈루빠벨)과 시므이(Shimei).

19 스룹바벨의 아들들: 므술람(Meshullam)과 하나냐(Hananiah) — 그들의 누이 슬로밋(Shelomith).

20 또 하수바(Hashubah), 오헬(Ohel), 베레갸(Berechiah), 하사댜(Hasadiah), 유삽헤셋(Jushab-hesed) — 다섯.

21 하나냐의 아들들: 블라댜(Pelatiah)와 여사야(Jeshaiah). 여사야의 아들들: 르바야(Rephaiah)의 자손들, 아르난(Arnan)의 자손들, 오바댜(Obadiah)의 자손들, 스가냐(Shecaniah)의 자손들.

22 스가냐의 아들들: 스마야(Shemaiah). 스마야의 아들들: 핫두스(Hattush), 이갈(Igal), 바리아(Bariah), 느아랴(Neariah), 사밧(Shaphat) — 여섯.

23 느아랴의 아들들: 에료에내(Elioenai), 히스기야(Hezekiah), 아스리감(Azrikam) — 셋.

24 에료에내의 아들들: 호다위야(Hodaviah), 엘리아십(Eliashib), 블라야(Pelaiah), 악굽(Akkub), 요하난(Johanan), 들라야(Delaiah), 아나니(Anani) — 일곱.

스룹바벨. 이 이름이 포로 귀환 시대의 핵심 인물이다.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을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도자 —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그를 함께 다룬다. 역대기 저자는 왕가 계보를 스룹바벨 이후 몇 대까지 더 내려간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통해 역대기 완성 시기를 BC 400년 전후로 추정한다.

여고냐(여호야긴)는 바빌론에 끌려간 왕이다. 성경은 그가 포로로 잡혀간 뒤에도 후손을 이었다고 기록한다. 바빌론에서 발굴된 점토판에 그의 이름이 나온다 — “야우킨 유다 왕의 아들들”에게 배급이 나갔다는 기록. 포로 생활 중에도 왕가의 혈통이 유지됐다는 고고학적 증거다(1899년 독일 학자 에두아르트 작스가 베를린 박물관 소장 바빌론 문서들을 분석해 확인).

이 계보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의미했을지 생각해 보면 — 왕이 없는 시대에,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왕가의 계보가 살아 있다는 것은 희망의 근거였다.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름들이 이어진다. 스룹바벨이 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보는 더 내려간다. 역대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책이다.



다음 장 — 유다 지파 보충 계보와 함께, 두 절짜리 기도 하나가 놓여있다. 야베스의 기도다.




역대상 4장 — 야베스의 기도


유다 자손 보충

1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Perez), 헤스론(Hezron), 갈미(Carmi), 훌(Hur), 소발(Shobal).

2 소발의 아들 르아야(Reaiah)는 야핫(Jahath)을 낳았다. 야핫은 아후매(Ahumai)와 라핫(Lahad)을 낳았다. 이들은 소라 족속의 가문들이다.

3 에담(Etam)의 조상들: 이스르엘(Jezreel), 이스마(Ishma), 잇밧(Idbash) — 그들의 누이 이름은 하술렐보니(Hazzelelponi).

4 느비(Penuel)는 그돌(Gedor)의 조상이다. 에셀(Ezer)은 후사(Hushah)의 조상이다. 이들은 베들레헴의 조상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들이다.

5 드고아(Tekoa)의 조상 아스훌(Ashhur)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헬라(Helah)와 나아라(Naarah).

6 나아라는 아후삼(Ahuzam), 헤벨(Hepher), 데메니(Temeni), 하아하스다리(Ahashtari)를 낳았다. 이들이 나아라의 아들들이다.

7 헬라의 아들들: 세렛(Zereth), 이소할(Izhar), 에드난(Ethnan).

8 고스(Koz)는 아눕(Anub), 하소베바(Zobebah)를 낳았다. 하룸(Harum)의 아들 아하르헬(Aharhel)의 가문들도 낳았다.





야베스의 기도

9 야베스(Jabez)는 그 형제들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면서 말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10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두 절이다. 그게 전부다. 야베스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그런데 이 두 절이 수천 년 뒤 미국 베스트셀러의 본문이 된다. 2000년에 브루스 윌킨슨(Bruce Wilkinson)이 쓴 『야베스의 기도(The Prayer of Jabez)』는 발매 후 1년 만에 9백만 부 이상 팔렸다. 번영 신학의 틀에서 읽힌 이 작은 기도가 복음주의 기독교권 전체를 흔들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비판도 많았다 — 문맥 없이 뽑아낸 두 절, 축복을 보장받는 공식처럼 가르친다는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이 두 절은 역대상 4장의 수십 개 이름 가운데 유일하게 전 세계 독자에게 알려진 이름이 됐다.

야베스(יַעְבֵּץ)는 ’고통’과 어근이 같은 이름이다.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은 아이에게 그 고통의 이름을 붙였다. 야베스는 그 이름을 떼어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자신이 태어난 조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기도다.





유다 자손 계속

11 수아(Shuah)의 형제 글룹(Chelub)은 므힐(Mehir)을 낳았다. 므힐은 에스돈(Eshton)의 조상이다.

12 에스돈은 벧라바(Beth-rapha), 바세아(Paseah), 이르나하스(Tehinnah — ‘그돌 성읍의 조상 이르나하스(Ir-nahash)’ 라고도 함)를 낳았다. 이들은 레가(Rechah) 사람들이다.

13 그나스(Kenaz)의 아들들: 옷니엘(Othniel)과 스라야(Seraiah). 옷니엘의 아들들: 하닷(Hathath)과 므오노대(Meonothai).

14 므오노대는 오브라(Ophrah)를 낳았다. 스라야는 요압(Joab)을 낳았다. 요압은 게하라심(Ge-harashim) 거주자들의 조상이다 — 그들은 공장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15 여분네의 아들 갈렙(Caleb)의 아들들: 이루(Iru), 엘라(Elah), 나암(Naam). 엘라의 아들: 그나스(Kenaz).

16 여할렐렐(Jehallelel)의 아들들: 십(Ziph), 지바(Ziphah), 디리야(Tiria), 아사렐(Asarel).

17 에스라(Ezrah)의 아들들: 예델(Jether), 메렛(Mered), 에벨(Epher), 얄론(Jalon). 메렛이 낳은 자들: 미리암(Miriam), 삼매(Shammai), 에스드모아(Ishbah). 에스드모아는 에스드모아(Eshtemoa)의 조상이다.

18 그의 유다인 아내가 그돌(Gedor)의 조상 예렛(Jered), 소고(Soco)의 조상 헤벨(Heber), 사노아(Zanoah)의 조상 여구디엘(Jekuthiel)을 낳았다. 이들은 바로의 딸 비디야(Bithiah)의 아들들이다. 메렛이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

19 호디야의 아내 — 나함(Naham)의 누이 — 의 아들들: 가르미(Garmite) 족속의 그일라(Keilah) 조상과 마아가(Maachathite) 족속의 에스드모아(Eshtemoa) 조상.

20 시몬(Shimon)의 아들들: 암논(Amnon), 린나(Rinnah), 벤하난(Ben-hanan), 디론(Tilon).

이시(Ishi)의 아들들: 소헷(Zoheth)과 벤소헷(Ben-zoheth).





시므온 지파

21 유다의 아들 셀라(Shelah)의 아들들: 레가(Lecah)의 조상 에르(Er), 마레사(Mareshah)의 직조자 집의 조상 라아다(Laadah), ****아스베아(Ashbea)**의 집 가문들.

22 요김(Jokim), 고세바(Cozeba) 사람들, 요아스(Joash), 사랍(Saraph) — 이들은 모압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옛 기록이다.

23 이들은 토기장이들로, 느다임(Netaim)과 그데라(Gederah)에 살면서 왕의 일을 위해 거기 거주했다.

24 시므온의 아들들: 느무엘(Nemuel), 야민(Jamin), 야립(Jarib), 세라(Zerah), 사울(Shaul).

25 사울의 아들은 살룸(Shallum). 살룸의 아들은 밉삼(Mibsam). 밉삼의 아들은 미스마(Mishma).

26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Hammuel). 함무엘의 아들은 삭굴(Zaccur). 삭굴의 아들은 시므이(Shimei).

27 시므이에게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었다. 그 형제들에게는 아들이 많지 않았다. 그 모든 가문이 유다 자손같이 번성하지 못했다.

28 그들이 거주한 곳: 브엘세바(Beer-sheba), 몰라다(Moladah), 하살수알(Hazar-shual),

29 빌하(Bilhah), 에셈(Ezem), 돌랏(Tolad),

30 브두엘(Bethuel), 호르마(Hormah), 시글락(Ziklag),

31 벧마가봇(Beth-marcaboth), 하살수심(Hazar-susim), 벧비리(Beth-biri), 사아라임(Shaaraim) —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들의 성읍들이었다.

32 그 다섯 성읍들: 에담(Etam), 아인(Ain), 림몬(Rimmon), 도겐(Tochen), 아산(Ashan).

33 이 성읍들 주위의 모든 마을 — 바알(Baal)까지. 이것이 그들의 거주지다. 그들은 계보를 갖고 있다.





시므온의 지도자들과 이동

34 므소밥(Meshobab), 야믈렉(Jamlech), 아마샤(Amaziah)의 아들 요사(Joshah),

35 요엘(Joel), 아시엘(Asiel)의 증손 스라야(Seraiah)의 손자 요시비야(Joshibiah)의 아들 예후(Jehu),

36 엘료에내(Elioenai), 야아고바(Jaakobah), 여소하야(Jeshohaiah), 아사야(Asaiah), 아디엘(Adiel), 여시미엘(Jesimiel), 브나야(Benaiah),

37 시므이의 아들 알론(Allon)의 증손 스바댜(Shephatiah)의 손자 시브리(Ziza).

38 이 이름들은 그 가문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종족은 크게 늘었다.

39 그들은 게돌(Gedor) 골짜기 동쪽으로 가서 골짜기 입구까지 이르렀다. 양 떼를 위한 목초지를 찾으려 함이었다.

40 그곳이 비옥하고 아름다웠다. 그 땅은 넓고, 편안하고, 조용했다. 이전에 거기 살던 자들은 함(Ham)의 자손들이었다.

41 이 이름들을 가진 자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Hezekiah) 때에 이르러 그들의 장막과 거기 있는 므우님(Meunites)을 쳐서 진멸하였다. 그 땅을 자기들의 땅으로 삼았다. 오늘까지 그렇다. 거기서 자기들의 양 떼를 칠 목초지를 찾았기 때문이다.

42 시므온 자손 중 오백 명이 이사이(Ishi)의 아들들 블라댜(Pelatiah), 느아랴(Neariah), 르바야(Rephaiah), 웃시엘(Uzziel)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Seir) 산으로 갔다.

43 그들이 피신해 있던 아말렉(Amalek) 족속 가운데 남은 자들을 쳤다. 그 후로 지금까지 거기 살았다.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가장 조용한 지파다. 독자적인 땅이 없었고 유다 지파 안에 흡수되어 살았다. 역대기 4장은 그럼에도 이들을 따로 기록한다. 이름이 있다. 장소가 있다. 역사가 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기록이 주는 위로 — 비록 주목받지 못해도, 계보에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다.



다음 장 —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들. 르우벤, 갓, 동편 므낫세.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간략한 역사.




역대상 5장 — 강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 — 장자권을 잃다

1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Reuben)의 아들들이 이러하다.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Joseph)의 아들들에게 넘어갔다. 그러므로 족보에 장자로 기록되지 못한다.

2 유다가 형제들 중에 강성하여 주권자가 됐다.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것이다.

두 가지가 여기서 갈린다. 통치권(장자의 지위)은 요셉에게 갔다. 그러나 왕이 나올 지파는 유다다. 야곱의 유언(창세기 49장)이 이 두 갈래를 이미 예고했다. 르우벤의 죄 —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한 일(창세기 35:22) — 는 한 줄로 언급되고 끝난다. 역대기는 죄를 감추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 오래 머물지도 않는다.

3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 하녹(Hanoch), 발루(Pallu), 헤스론(Hezron), 갈미(Carmi).

4 요엘(Joel)의 아들은 스마야(Shemaiah). 스마야의 아들은 곡(Gog). 곡의 아들은 시므이(Shimei).

5 시므이의 아들은 미가(Micah). 미가의 아들은 르아야(Reaiah). 르아야의 아들은 바알(Baal).

6 바알의 아들은 브에라(Beerah) — 그는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Tiglath-pileser)이 사로잡아 간 자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였다.

7 그 형제들, 가족별, 족보에 기록된 자들의 우두머리: 여이엘(Jeiel), 스가랴(Zechariah).

8 아로엘(Aroer)에 거주한 아사(Azaz)의 아들 벨라(Bela — ’아사의 아들 벨라’는 아사와 같음) — 그 땅은 느보(Nebo)까지, 바알므온(Baal-meon)까지였다.

9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Euphrates) 어귀까지 이르는 광야까지 거주하였다. 길르앗 땅에서 가축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10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족속(Hagrites)과 전쟁을 했다. 그들이 이겼다. 그 후로 길르앗 동편 온 땅에 거주했다.





갓 지파

11 갓 자손은 르우벤 자손 맞은편, 바산(Bashan)에서 살르가(Salecah)까지 거주했다.

12 족장 요엘(Joel)이 첫째요, 그 다음 사반(Shapham), 그 다음 야내(Janai)와 사밧(Shaphat)이 바산에 있었다.

13 가족의 형제들: 미가엘(Michael), 므술람(Meshullam), 세바(Sheba), 요래(Jorai), 야간(Jacan), 시아(Zia), 에벨(Eber) — 일곱.

14 이들은 아비하일(Abihail)의 아들들이다. 아비하일은 후리(Huri)의 아들이요, 후리는 야로아(Jaroah)의 아들이요, 야로아는 길르앗(Gilead)의 아들이요, 길르앗은 미가엘(Michael)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여시새(Jeshishai)의 아들이요, 여시새는 야도(Jahdo)의 아들이요, 야도는 부스(Buz)의 아들이다.

15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Ahi) — 그는 그 가문의 족장이었다.

16 이들은 길르앗(Gilead)과 바산 및 그 촌락들과, 사론(Sharon) 들판 끝까지 거주했다.

17 이 모든 자들은 유다 왕 요담(Jotham)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Jeroboam)의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다.





두 지파 반이 하갈 족속과 싸우다

18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Manasseh) 반 지파에서 활 쏘고 방패와 칼을 들어 전쟁에 능한 용사 사만 사천 칠백 육십 명이 나가 싸웠다.

19 그들이 하갈 족속(Hagrites)과 여두르(Jetur), 나비스(Naphish), 노답(Nodab)과 싸웠다.

20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으므로 하갈 족속과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전쟁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 주셨다.

21 그들이 그들의 가축, 곧 낙타 오만, 양 이십오만, 나귀 이천을 빼앗았다. 또 사람 십만 명을 사로잡았다.

22 하나님이 싸워 주셨으므로 쓰러져 죽은 자들이 많았다. 그들이 포로가 될 때(앗수르 포로 때) 까지 그 땅에 거주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셨다”는 구절이 역대기의 문체다. 사무엘서·열왕기가 인간적 원인을 꼼꼼히 기록한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개입을 전면에 세운다. 역대기 독자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였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였다. 역대기는 계속 대답한다 — 아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다.





동편 므낫세 반 지파

23 므낫세 반 지파 자손이 거주한 땅: 바산(Bashan)에서 바알헤르몬(Baal-hermon), 스닐(Senir), 헤르몬 산(Mount Hermon)까지다. 그들의 수가 많았다.

24 그 가문의 족장들: 에벨(Epher), 이시(Ishi), 엘리엘(Eliel), 아스리엘(Azriel), 예레미야(Jeremiah), 호다위야(Hodaviah), 야디엘(Jahdiel) — 용사요 유명한 사람이요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포로가 되다

25 그러나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 땅 앞에서 멸하신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따랐다.

26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앗수르(Assyria) 왕 불(Pul — 디글랏빌레셀의 다른 이름)의 마음과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Tiglath-pileser)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Halah), 하볼(Habor), 하라(Hara), 고산(Gozan) 강 가까이로 이주시켰다. 오늘까지 거기 있다.

“오늘까지 거기 있다.” 역대기 저자가 이 말을 쓸 때,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슬픔이었다. 르우벤·갓·동편 므낫세는 앗수르에 의해 먼저 끌려갔다(BC 734~732년경). 유다는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 끌려갔다(BC 605~586년). 귀환한 자들은 남유다 출신이었다.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 역대기가 이 지파들을 그래도 기록하는 것 — 그들을 망각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디글랏빌레셀 3세(BC 745~727년)는 앗수르 제국의 팽창을 주도한 왕이다. 그의 이름은 바빌론 왕 이름을 겸했을 때 ’불’로도 불렸다. 그가 주도한 북이스라엘 복속 과정은 앗수르 연대기와 성경 본문 양쪽에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앗수르 부조와 점토판에서 이스라엘 지명들이 발굴됐다(1840년대 오스틴 레이야드가 니느웨 근처 님루드에서 발굴한 앗수르 왕 기록들).



다음 장 — 레위 지파. 제사장과 성가대와 성전 관리자들의 조상들. 역대기에서 가장 세밀하게 다루는 지파다.




역대상 6장 — 노래하는 자들의 계보


레위의 세 아들

1 레위의 아들들: 게르손(Gershon), 고핫(Kohath · ㉸ 코핫), 므라리(Merari).

2 고핫의 아들들: 암람(Amram), 이스할(Izhar), 헤브론(Hebron), 웃시엘(Uzziel).

3 암람의 자녀들: 아론(Aaron), 모세(Moses), 미리암(Miriam · ㉸ 미르얌).

아론의 아들들: 나답(Nadab), 아비후(Abihu), 엘르아살(Eleazar), 이다말(Ithamar).

모세와 아론이 계보 안에 이름으로만 등장한다. 출애굽, 광야, 시내산 —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두 이름 안에 압축되어 있다.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이야기도, 민수기에서 모세가 바위를 치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야기도 — 역대기에는 없다. 역대기의 레위 계보는 기능으로 기록된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4 엘르아살은 비느하스(Phinehas)를 낳았다. 비느하스는 아비수아(Abishua)를 낳았다.

5 아비수아는 북기(Bukki)를 낳았다. 북기는 웃시(Uzzi)를 낳았다.

6 웃시는 스라히야(Zerahiah)를 낳았다. 스라히야는 므라욧(Meraioth)을 낳았다.

7 므라욧은 아마랴(Amariah)를 낳았다. 아마랴는 아히둡(Ahitub)을 낳았다.

8 아히둡은 사독(Zadok)을 낳았다. 사독은 아히마아스(Ahimaaz)를 낳았다.

9 아히마아스는 아사랴(Azariah)를 낳았다. 아사랴는 요하난(Johanan)을 낳았다.

10 요하난은 아사랴(Azariah)를 낳았다 —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축한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

11 아사랴는 아마랴(Amariah)를 낳았다. 아마랴는 아히둡(Ahitub)을 낳았다.

12 아히둡은 사독(Zadok)을 낳았다. 사독은 살룸(Shallum)을 낳았다.

13 살룸은 힐기야(Hilkiah)를 낳았다. 힐기야는 아사랴(Azariah)를 낳았다.

14 아사랴는 스라야(Seraiah)를 낳았다. 스라야는 여호사닥(Jehozadak)을 낳았다.

15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실 때, 여호사닥도 끌려갔다.

여호사닥. 그는 포로로 끌려간 대제사장이었다. 그의 아들이 귀환 후 성전 재건 때의 대제사장 여호수아(Joshua — 학개서·스가랴서의 그 여호수아)다. 제사장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바빌론을 통과해 예루살렘으로 이어진다. 성전이 불탔어도 계보는 살아있었다.





레위의 세 아들과 그 자손

16 레위의 아들들: 게르솜(Gershom), 고핫(Kohath), 므라리(Merari).

17 게르솜의 아들들의 이름: 립니(Libni)와 시므이(Shimei).

18 고핫의 아들들: 암람(Amram), 이스할(Izhar), 헤브론(Hebron), 웃시엘(Uzziel).

19 므라리의 아들들: 마흘리(Mahli)와 무시(Mushi).

이들이 그들의 계통에 따른 레위 가문들이다.

20 게르솜: 그 아들은 립니(Libni), 립니의 아들은 야핫(Jahath), 야핫의 아들은 심마(Zimmah).

21 심마의 아들은 요아(Joah), 요아의 아들은 잇도(Iddo), 잇도의 아들은 세라(Zerah), 세라의 아들은 여아드래(Jeatherai).

22 고핫의 아들들: 암미나답(Amminadab), 암미나답의 아들은 고라(Korah), 고라의 아들은 아실(Assir).

23 아실의 아들은 엘가나(Elkanah),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Ebiasaph),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Assir).

24 아실의 아들은 다핫(Tahath), 다핫의 아들은 우리엘(Uriel), 우리엘의 아들은 웃시야(Uzziah), 웃시야의 아들은 사울(Shaul).

25 엘가나의 아들들: 아마새(Amasai)와 아히못(Ahimoth).

26 엘가나 — 엘가나의 아들은 소배(Zophai), 소배의 아들은 나핫(Nahath).

27 나핫의 아들은 엘리압(Eliab),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Jeroham),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Elkanah).

28 사무엘의 아들들: 맏아들 요엘(Joel), 그 다음 아비야(Abijah).

사무엘이 여기 등장한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지만(사무엘상 1:1), 역대상 6장은 그를 레위 고핫 계열에 넣는다. 이것은 역대기의 중요한 신학적 작업이다 — 사무엘의 레위적 정당성을 확립하여, 그가 제사장 기능을 했던 것을 합법화한다. 사무엘상과 역대상이 같은 사람을 다른 틀로 기록한 대표적 사례다.





성전 음악을 맡은 자들

31 다윗이 여호와의 궤(Ark of the Lord)가 자리를 잡은 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맡길 사람들을 세운 자들이 이러하다.

32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들은 회막 앞에서 노래로 섬겼다. 그들은 그 규정대로 직분을 행했다.

33 직분을 행한 자들과 그 아들들이 이러하다.

고핫 자손 중 헤만(Heman) 노래하는 자 — 요엘(Joel)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Samuel)의 아들이요,

34 사무엘은 엘가나(Elkanah)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Jeroham)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에리엘(Eliel)의 아들이요, 에리엘은 도아(Toah)의 아들이요,

35 도아는 숩(Zuph)의 아들이요, 숩은 엘가나(Elkanah)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Mahath)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새(Amasai)의 아들이요,

36 아마새는 엘가나(Elkanah)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Joel)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Azariah)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Zephaniah)의 아들이요,

37 스바냐는 다핫(Tahath)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Assir)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Ebiasaph)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Korah)의 아들이요,

38 고라는 이스할(Izhar)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고핫(Kohath)의 아들이요, 고핫은 레위(Levi)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Israel)의 아들이다.

39 헤만의 오른쪽에 있는 그 형제 아삽(Asaph) —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40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41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42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43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솜의 아들이요, 게르솜은 레위의 아들이다.

44 왼쪽에 있는 그 형제들 므라리 자손 중 에단(Ethan) — 그는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45 말룩은 하사뱌의 아들이요, 하사뱌는 아마샤의 아들이요, 아마샤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46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47 세멜은 마흘리의 아들이요, 마흘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므라리의 아들이요, 므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헤만, 아삽, 에단 — 이 세 사람이 다윗 성전 음악의 세 기둥이다. 그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셋 다 레위에게 닿는다. 성전 예배는 즉흥이 아니었다. 레위 지파가 수백 년에 걸쳐 담당해 온 직무였다. 역대기가 이 계보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이유 — 포로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이 노래하는 자들의 자리도 정당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위인들의 직무와 거주지

48 그들의 형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회막의 모든 섬기는 일을 맡았다.

49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하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다.

50 아론의 아들들: 엘르아살(Eleazar),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Phinehas), 비느하스의 아들은 아비수아(Abishua).

51 아비수아의 아들은 북기(Bukki), 북기의 아들은 웃시(Uzzi), 웃시의 아들은 스라히야(Zerahiah).

52 스라히야의 아들은 므라욧(Meraioth), 므라욧의 아들은 아마랴(Amariah), 아마랴의 아들은 아히둡(Ahitub).

53 아히둡의 아들은 사독(Zadok), 사독의 아들은 아히마아스(Ahimaaz).





레위인 성읍들

54 이들의 거주지는 그들의 진영 안 그들의 경계에 있었다. 아론 가문의 고핫 자손 중 처음 제비를 뽑은 것이 이러하다.

55 유다 땅 헤브론(Hebron)과 그 사방 들판을 그들에게 주었다.

56 그러나 그 성읍의 밭과 마을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57 아론 자손에게 준 것: 도피성 헤브론, 립나(Libnah) 및 그 들판, 얏딜(Jattir), 에스드모아(Eshtemoa) 및 그 들판,

58 힐렌(Hilen) 및 그 들판, 드빌(Debir) 및 그 들판,

59 아산(Ashan) 및 그 들판, 벧세메스(Beth-shemesh) 및 그 들판.

60 베냐민 지파에서: 게바(Geba) 및 그 들판, 알레멧(Alemeth) 및 그 들판, 아나돗(Anathoth) 및 그 들판. 이 모든 성읍이 그 가문에 따라 열세 성읍이었다.

61 고핫 자손 나머지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열 성읍을 주었다.

62 게르솜 자손에게는 그 가문대로 잇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에서 열세 성읍을 주었다.

63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 가문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열두 성읍을 주었다.

64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자손에게 이 성읍들과 그 들판을 주었다.

65 유다 자손 지파와 시므온 자손 지파와 베냐민 자손 지파에서 제비를 뽑아 이름이 기록된 성읍들을 주었다.

66 고핫 자손 가문의 일부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성읍들을 받았다.

67 도피성 에브라임(Ephraim) 산지의 세겜(Shechem) 및 그 들판, 게셀(Gezer) 및 그 들판.

68 욕므암(Jokmeam) 및 그 들판, 벧호론(Beth-horon) 및 그 들판.

69 아얄론(Aijalon) 및 그 들판, 가드림몬(Gath-rimmon) 및 그 들판.

70 므낫세 반 지파에서: 아넬(Aner) 및 그 들판, 빌르암(Bileam) 및 그 들판 — 고핫 자손 나머지 가문을 위해.

71 게르솜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가문에서: 바산의 골란(Golan in Bashan) 및 그 들판, 아스다롯(Ashtaroth) 및 그 들판.

72 잇사갈 지파에서: 게데스(Kedesh) 및 그 들판, 다브랏(Daberath) 및 그 들판.

73 라못(Ramoth) 및 그 들판, 아넴(Anem) 및 그 들판.

74 아셀 지파에서: 마살(Mashal) 및 그 들판, 압돈(Abdon) 및 그 들판.

75 후곡(Hukok) 및 그 들판, 르홉(Rehob) 및 그 들판.

76 납달리 지파에서: 갈릴리의 게데스(Kedesh in Galilee) 및 그 들판, 함몬(Hammon) 및 그 들판, 기랴다임(Kiriathaim) 및 그 들판.

77 므라리 자손 나머지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림모노(Rimmono) 및 그 들판, 다볼(Tabor) 및 그 들판.

78 요단 건너편 여리고(Jericho) 맞은편 동쪽 르우벤 지파에서: 광야의 베셀(Bezer in the wilderness) 및 그 들판, 야사(Jahzah) 및 그 들판.

79 그데못(Kedemoth) 및 그 들판, 메바앗(Mephaath) 및 그 들판.

80 갓 지파에서: 길르앗 라못(Ramoth in Gilead) 및 그 들판, 마하나임(Mahanaim) 및 그 들판.

81 헤스본(Heshbon) 및 그 들판, 야셀(Jazer) 및 그 들판.

레위인들은 독자적인 영토가 없었다. 대신 이스라엘 열두 지파 안에 성읍들을 흩어져 받았다. 사십팔 성읍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살면서 예배와 율법을 가르쳤다. 성전이 없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구조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델이었다 — 성전이 아니어도 레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예배가 가능하다.



다음 장 — 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등 나머지 지파들의 계보가 이어진다.




역대상 7장 — 북쪽 지파들의 이름


잇사갈 지파

1 잇사갈의 아들들: 돌라(Tola), 부아(Puah), 야숩(Jashub), 시므론(Shimron) — 넷.

2 돌라의 아들들: 웃시(Uzzi), 르바야(Rephaiah), 여리엘(Jeriel), 야매(Jahmai), 입삼(Ibsam), 스무엘(Shemuel) — 가문의 우두머리들. 돌라 족속의 용사들로, 다윗 시대에 그 수가 이만 이천 육백이었다.

3 웃시의 아들: 이스라히야(Izrahiah). 이스라히야의 아들들: 미가엘(Michael), 오바댜(Obadiah), 요엘(Joel), 잇시야(Isshiah) — 다섯. 다 두목이었다.

4 그 계보와 가문에 따라 전쟁에 나갈 군대가 삼만 육천 명이었다. 그들에게 처와 자녀가 많았기 때문이다.

5 잇사갈 모든 가문에 속하는 형제들 중 용사가 팔만 칠천 명이었다. 다 족보에 기록되었다.

잇사갈. 야곱의 아홉째 아들이다. 야곱의 유언에서 잇사갈은 “힘센 나귀”에 비유됐다 — 무거운 짐을 지는 노동의 지파. 그러나 역대기는 숫자로 말한다. 전쟁에 나갈 용사 팔만 칠천. 작지 않은 지파였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 숫자들을 읽으며 자신들의 선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기억했다. 그리고 아마도 물었을 것이다 —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베냐민 지파

6 베냐민의 아들들: 벨라(Bela), 베겔(Becher), 여디아엘(Jediael) — 셋.

7 벨라의 아들들: 에스본(Ezbon), 웃시(Uzzi), 웃시엘(Uzziel), 여리못(Jerimoth), 이리(Iri) — 다섯. 가문의 우두머리요 용사들. 그 수가 이만 이천 삼십 사명이었다.

8 베겔의 아들들: 스미라(Zemirah), 요아스(Joash), 엘리에셀(Eliezer), 엘료에내(Elioenai), 오므리(Omri), 여리못(Jerimoth), 아비야(Abijah), 아나돗(Anathoth), 알레멧(Alemeth). 이 모든 자들은 베겔의 아들들이다.

9 그 계보에 기록된 자들은 가문의 우두머리들로 용사가 이만 이백 명이었다.

10 여디아엘의 아들: 빌한(Bilhan). 빌한의 아들들: 여우스(Jeush), 베냐민(Benjamin), 에훗(Ehud), 그나아나(Chenaanah), 세단(Zethan), 다시스(Tarshish), 아히사할(Ahishahar).

11 이들은 다 여디아엘의 아들들로 가문의 우두머리요 용사들이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만 칠천 이백 명이었다.

12 숩빔(Shuppim)과 훔빔(Huppim) — 이르(Ir)의 아들들. 후심(Hushim) — 아헬(Aher)의 아들.





납달리 지파

13 납달리의 아들들: 야스엘(Jahziel), 구니(Guni), 예셀(Jezer), 살룸(Shallum) — 이들은 빌하의 아들들이다.

납달리는 단 한 절이다. 성경에서 납달리 지파는 자주 주변부에 머문다.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자리한 지파. 앗수르가 먼저 침략한 지역이다. 이사야 9장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둠에 앉아 있었다고 말할 때의 그 납달리다. 계보가 짧다는 것이 때로 역사적 비극의 흔적이기도 하다.





므낫세 지파

14 므낫세의 아들들: 아람 여인 첩에게서 난 아스리엘(Asriel) — 그가 또 길르앗(Gilead)의 조상 마길(Machir)을 낳았다.

15 마길이 훔빔(Huppim)과 숩빔(Shuppim)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 누이의 이름은 마아가(Maachah).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Zelophehad) — 슬로브핫에게는 딸들만 있었다.

16 마길의 아내 마아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레스(Peresh)라 했다. 그 형제의 이름은 세레스(Sheresh). 세레스의 아들들: 울람(Ulam)과 라겜(Rakem).

17 울람의 아들: 브단(Bedan). 이들은 길르앗의 아들들이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이다.

18 그 누이 함몰레겟(Hammoleketh)은 이스홋(Ishhod), 아비에셀(Abiezer), 마흘라(Mahlah)를 낳았다.

19 스미다(Shemida)의 아들들: 아히안(Ahian), 세겜(Shechem), 릭히(Likhi), 아니암(Aniam).

슬로브핫의 딸들 — 이 이름이 민수기 27장을 떠올리게 한다. 슬로브핫이 아들 없이 죽자 다섯 딸이 모세 앞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고, 딸들에게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다. 역대기는 그 사건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슬로브핫의 이름을 계보에 두면서, 딸들만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다. 그것만으로 이미 그 이야기 전체가 독자의 기억 속에서 살아난다.





에브라임 지파

20 에브라임의 아들들: 수델라(Shuthelah), 수델라의 아들은 베렛(Bered), 베렛의 아들은 다핫(Tahath), 다핫의 아들은 엘르아다(Eleadah), 엘르아다의 아들은 다핫(Tahath).

21 다핫의 아들은 사밧(Zabad), 사밧의 아들은 수델라(Shuthelah), 그리고 에셀(Ezer)과 엘르앗(Elead).

그들이 가드(Gath) 원주민들이 낳은 가축을 빼앗으러 내려갔다가 가드 원주민들의 손에 죽었다.

22 그 조상 에브라임(Ephraim)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 형제들이 위로하러 왔다.

23 그 후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자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에브라임이 그 집에 재앙이 있었으므로 그 이름을 브리아(Beriah — ’재앙 중에’라는 뜻)라 했다.

24 그 딸은 세에라(Sheerah) — 그녀가 아래 벧호론(Beth-horon)과 위 벧호론과 웃세론(Uzzen-sheerah)을 건설했다.

25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Rephah), 레바의 아들은 레셉(Resheph), 레셉의 아들은 델라(Telah), 델라의 아들은 다한(Tahan).

26 다한의 아들은 라아단(Ladan), 라아단의 아들은 암미훗(Ammihud), 암미훗의 아들은 엘리사마(Elishama).

27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Nun),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Joshua).

28 그들의 소유지와 거주지: 벧엘(Bethel) 및 그 촌락들, 동쪽으로는 나아란(Naaran), 서쪽으로는 게셀(Gezer) 및 그 촌락들, 세겜(Shechem) 및 그 촌락들, 아야(Gaza) 및 그 촌락들.

29 므낫세 자손의 영토에 벧스안(Beth-shean) 및 그 촌락들, 다아낙(Taanach) 및 그 촌락들, 므깃도(Megiddo) 및 그 촌락들, 돌(Dor) 및 그 촌락들. 이 성읍들에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들이 살았다.

세에라라는 이름이 여기 잠깐 등장한다. 그녀는 성읍 두 개를 건설했다. 성읍을 세운 여성. 성경 전체에서 흔치 않은 기록이다. 역대기는 그녀의 이름과 업적을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남긴다.

에브라임 계보 끝에 여호수아가 나온다. 가나안 정복을 이끈 그 여호수아. 이 계보를 따라가면 레위 — 고핫 — 암람 — 모세, 그리고 이 쪽에서 에브라임 — … — 여호수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각각 다른 지파에서 계보를 타고 내려온다. 역대기는 그 두 줄기가 모두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계보로 보여준다.





아셀 지파

30 아셀의 아들들: 임나(Imnah), 이스와(Ishvah), 이스위(Ishvi), 브리아(Beriah) — 그들의 누이 세라(Serah).

31 브리아의 아들들: 헤벨(Heber)과 말기엘(Malchiel) — 말기엘은 비르사윗(Birzaith)의 조상이다.

32 헤벨은 야블렛(Japhlet), 소멜(Shomer), 호담(Hotham)을 낳았고 — 그들의 누이 수아(Shua).

33 야블렛의 아들들: 바삭(Pasach), 빔할(Bimhal), 아스왓(Ashvath).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들이다.

34 소멜의 아들들: 아히(Ahi), 로가(Rohgah), 여합바(Hubbah), 아람(Aram).

35 그 형제 헬렘의 아들들: 소바(Zophah), 임나(Imna), 셀레스(Shelesh), 아말(Amal).

36 소바의 아들들: 수아(Suah), 하르네벨(Harnepher), 수알(Shual), 베리(Beri), 임라(Imrah).

37 베셀(Bezer), 홋(Hod), 삼마(Shamma), 실사(Shilshah), 이드란(Ithran), 브에라(Beera).

38 예델의 아들들: 여분네(Jephunneh), 비스바(Pispa), 아라(Ara).

39 울라의 아들들: 아라(Arah), 한니엘(Hanniel), 리시야(Rizia).

40 이들은 다 아셀의 자손으로 가문의 우두머리요, 선발된 용사요, 방백의 우두머리였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가 이만 육천 명으로 그 족보에 기록되었다.

역대기 7장은 북쪽 지파들을 다룬다. 그런데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빠져 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고 논한다 — 원본 사본이 손상됐다는 설, 혹은 역대기 저자가 이미 사라진 지파들이기에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는 설. 단 지파는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세운 벧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종교 타락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쪽이든 그 빈자리는 독자에게 뭔가를 말한다. 족보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장 — 베냐민 지파의 확장 계보. 그 마지막에 사울 가문이 등장한다.




역대상 8장 — 사울이 나온 지파


베냐민의 자손

1 베냐민은 벨라(Bela)를 첫째로 낳았다. 그 다음은 아스벨(Ashbel), 아하라(Aharah).

2 노하(Nohah)와 라바(Rapha).

3 벨라의 아들들: 앗달(Addar), 게라(Gera), 아비훗(Abihud).

4 아비수아(Abishua), 나아만(Naaman), 아호아(Ahoah).

5 게라(Gera), 스부반(Shephuphan), 후람(Huram).

6 에훗의 아들들이 이러하다 — 이들은 게바(Geba) 거주자의 가문 우두머리들로 그들을 마나핫(Manahath)으로 이주시켰다.

7 나아만(Naaman), 아히야(Ahijah), 게라(Gera). 그가 그들을 이주시키고 웃사(Uzza)와 아히훗(Ahihud)을 낳았다.

에훗. 사사기의 그 에훗이다.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왼손잡이 사사. 역대기는 그 이야기를 담지 않지만, 이름은 계보 안에 있다. 계보는 그런 방식으로 기억을 간직한다 — 이야기 없이, 그러나 이름은 사라지지 않게.

8 사하라임(Shaharaim)은 그가 두 아내 후심(Hushim)과 바아라(Baara)를 내보낸 후에 모압(Moab) 들판에서 자녀를 낳았다.

9 그의 아내 호데스(Hodesh)에게서 낳은 아들들: 요밥(Jobab), 시뱌(Zibia), 메사(Mesha), 말감(Malcam).

10 여우스(Jeuz), 사갸(Sachiah), 미르마(Mirmah). 이들이 그의 아들들로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다.

11 후심에게서는 아비둡(Abitub)과 엘바알(Elpaal)을 낳았다.

12 엘바알의 아들들: 에벨(Eber), 미삼(Misham), 시멧(Shemed) — 그는 오노(Ono)와 롯(Lod)과 그 촌락들을 건설했다.

13 브리아(Beriah)와 세마(Shema) — 그들은 아얄론(Aijalon) 거주자의 가문 우두머리들로 가드(Gath) 거주자들을 쫓아냈다.

14 아히요(Ahio), 사삭(Shashak), 여레못(Jeremoth).

15 스바댜(Zebadiah), 아랏(Arad), 에델(Eder).

16 미가엘(Michael), 이스바(Ishpah), 요하(Joha) — 이들은 브리아의 아들들이다.

17 스바댜(Zebadiah), 므술람(Meshullam), 히스기(Hizki), 헤벨(Heber).

18 이스므래(Ishmerai), 이슬리아(Izliah), 요밥(Jobab) — 이들은 엘바알의 아들들이다.

19 야김(Jakim), 시그리(Zichri), 삽디(Zabdi).

20 엘리에내(Elienai), 실르대(Zillethai), 엘리엘(Eliel).

21 아다야(Adaiah), 버라야(Beraiah), 시므랏(Shimrath) — 이들은 시므이의 아들들이다.

22 이스반(Ishpan), 에벨(Eber), 엘리엘(Eliel).

23 압돈(Abdon), 시그리(Zichri), 하난(Hanan).

24 하나냐(Hananiah), 엘람(Elam), 안도디야(Antothijah).

25 이브드야(Iphdeiah), 브누엘(Penuel) — 이들은 사삭의 아들들이다.

26 삼스래(Shamsherai), 스하랴(Shehariah), 아달랴(Athaliah).

27 야아레시야(Jaareshiah), 엘리야(Elijah), 시그리(Zichri) — 이들은 여로함의 아들들이다.

28 이들은 가문의 우두머리들로 그 족보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기브온 가문

29 기브온(Gibeon)의 조상이 기브온에 살았으며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Maachah).

30 그의 맏아들은 압돈(Abdon), 그 다음은 술(Zur), 기스(Kish), 바알(Baal), 나답(Nadab).

31 그돌(Gedor), 아히오(Ahio), 세겔(Zecher).

32 미글롯은 시므아(Shimeah)를 낳았다. 이들도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 맞은편에 형제들과 함께 거주했다.





사울 가문

33 넬(Ner)은 기스(Kish)를 낳았다. 기스는 사울(Saul)을 낳았다. 사울은 요나단(Jonathan), 말기수아(Malchishua), 아비나답(Abinadab), 에스바알(Esh-baal)을 낳았다.

34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Merib-baal) — 므립바알은 미가(Micah)를 낳았다.

35 미가의 아들들: 비돈(Pithon), 멜렉(Melech), 다레아(Tarea), 아하스(Ahaz).

36 아하스는 여호앗다(Jehoaddah)를 낳았다. 여호앗다는 알레멧(Alemeth), 아스마웻(Azmaveth), 시므리(Zimri)를 낳았다. 시므리는 모사(Moza)를 낳았다.

37 모사는 비느아(Binea)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Raphah), 라바의 아들은 엘르아사(Eleasah),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젤(Azel).

38 아젤에게 아들 여섯이 있었으니 그 이름들: 아스리감(Azrikam), 보그루(Bocheru), 이스마엘(Ishmael), 스아랴(Sheariah), 오바댜(Obadiah), 하난 — 이 모두 아젤의 아들들이다.

39 그 형제 에섹의 아들들: 맏아들 울람(Ulam), 둘째 여우스(Jeush), 셋째 엘리벨렛(Eliphelet).

40 울람의 아들들은 용사요, 활 쏘는 자들이었다. 아들과 손자들이 많아 모두 백오십 명이었다. 이들이 다 베냐민의 자손들이다.

에스바알 — 사울의 넷째 아들. 사무엘하에서는 ’이스보셋(Ish-bosheth)’이라고 불린다.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스보셋은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훗날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바알 신과 연관된 이름들을 ’수치’로 바꿔 기록한 관행이 있다. 역대기는 원래 이름 ’에스바알’을 쓴다. 므립바알도 마찬가지 — 사무엘하에서는 ’므비보셋(Mephibosheth)’이다.

사울 가문이 8장 끝에 나온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 그 계보가 역대기에 기록된다는 것 — 역대기가 사울을 지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그를 다윗의 길을 가지 못한 왕으로 기록한다. 10장에서 그의 죽음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역대기는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을 중요하게 다룬다.



다음 장 —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 족보가 현재로 들어온다.




역대상 9장 — 돌아온 사람들


포로 귀환, 예루살렘으로

1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기록되었다. 그 기록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있다.

유다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Babylon)에 사로잡혀 갔다.

2 자기 소유지와 성읍들에서 먼저 거주한 자들은 이스라엘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Nethinim —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3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 예루살렘(Jerusalem)에 거주한 자들이 이러하다.

족보가 드디어 현재에 도착한다. 9장 전반부는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에스라·느헤미야의 귀환자 명단(느 11장)과 많이 겹친다. 역대기 저자는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를 이 순간을 위해 쌓아왔다. 드디어 이 이름들에 닿는다 —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기록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의미했을지 —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다. 당신은 이 계보에 속한다.”

4 유다 자손 중에: 웃대(Uthai — 암미훗의 아들, 옴리의 손자, 임리의 증손, 바니의 현손).

5 실로 사람(Shilonites) 중에서: 아사야(Asaiah)와 그 아들들이 맏아들이었다.

6 세라 자손 중에: 여우엘(Jeuel). 형제들이 모두 육백구십 명.

7 베냐민 자손 중에: 살루(Sallu — 므술람의 아들, 호다위야의 손자, 하스누아의 현손).

8 이브느야(Ibnijah — 여로함의 아들), 엘라(Elah — 웃시의 아들, 미그리의 손자), 므술람(Meshullam — 스바댜의 아들, 르우엘의 손자, 이브느야의 현손).

9 그 족보에 따른 형제들이 구백오십육 명이었다. 이 모든 자들은 그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다.





제사장들

10 제사장들 중에서: 여다야(Jedaiah), 여호야립(Jehoiarib), 야긴(Jachin).

11 아사랴(Azariah — 힐기야의 아들, 므술람의 손자, 사독의 증손, 므라욧의 현손, 아히둡의 고손) —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관자였다.

12 아다야(Adaiah — 여로함의 아들, 바스훌의 손자, 말기야의 증손), 마새(Maasai — 아디엘의 아들, 야스라의 손자, 므술람의 증손, 므실레밋의 현손, 임멜의 고손).

13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천칠백육십 명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사역에 매우 능한 자들이었다.





레위인들

14 레위인 중에서: 스마야(Shemaiah — 핫숩의 아들, 아스리감의 손자, 하사뱌의 증손) — 므라리 자손.

15 박박갈(Bakbakkar), 헤레스(Heresh), 갈랄(Galal), 맛다냐(Mattaniah — 미가의 아들, 시그리의 손자, 아삽의 증손).

16 오바댜(Obadiah — 스마야의 아들, 갈랄의 손자, 여두둔의 증손), 베레갸(Berechiah — 아사의 아들, 엘가나의 손자). 그는 느도바 족속의 마을들에 거주했다.





문지기들

17 문지기들은: 살룸(Shallum), 악굽(Akkub), 달몬(Talmon), 아히만(Ahiman) — 그들의 형제. 살룸이 두목이었다.

18 이때까지 동쪽 왕의 문에 서 있었다. 이들이 레위 자손의 진영에서 온 문지기들이었다.

19 고라의 손자, 에비아삽의 아들 살룸(Shallum)과 그 형제들 — 고라 족속 — 이 문을 지키는 직무를 맡았다. 그 조상들이 여호와의 진영 문을 지켰듯이.

20 전에는 비느하스(Phinehas — 엘르아살의 아들)가 그들의 우두머리였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다.

21 므셀레먀(Meshelemiah)의 아들 스가랴(Zechariah)는 회막 문지기였다.

22 문지기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두 이백열두 명이었다. 이들은 그 마을들에서 그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Samuel)이 그들을 신임하여 세웠다.

23 그들과 그 자손들은 여호와의 성전, 곧 회막의 문을 지키는 직무를 맡았다.

24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서 있었다.

25 그들의 형제들은 그 마을들에 거주하면서 이레마다 교대로 와서 그들을 도왔다.

26 주요 문지기 네 명이 레위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골방과 창고를 맡아 지켰다.

27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사방에서 밤을 지내며 지켰다. 매일 아침 그들이 문을 열었다.

28 그들의 일부는 섬기는 그릇들을 맡았다. 그것들을 들여올 때나 낼 때 수를 헤아렸다.

29 다른 이들은 기구들과 성소의 모든 기명과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다.

30 제사장의 아들 중 몇은 향품으로 향을 만들었다.

31 고라 사람 살룸의 맏아들 레위인 맛디댜(Mattithiah)는 철판에 굽는 것을 맡았다.

32 고핫 자손 중 그들의 형제 몇은 안식일마다 진설할 진설병을 맡았다.

33 또 노래하는 자들 —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로 골방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른 직무가 없었다. 밤낮으로 그 일에 전심했기 때문이다.

34 이들은 다 그 가문대로 레위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문지기들의 직무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된다. 새벽에 문을 연다. 이레마다 교대한다. 그릇을 수에 맞게 관리한다. 이 세밀함이 역대기의 특징이다. 사무엘서·열왕기가 전쟁과 왕의 결정을 중심으로 쓴다면, 역대기는 성전 예배의 질서를 중심으로 쓴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청사진. 역대기는 역사책이자 예배 지침서다.





기브온의 사울 가문

35 기브온의 아버지 여이엘(Jeiel)이 기브온에 살았다.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Maachah).

36 그의 맏아들은 압돈(Abdon), 그 다음은 술(Zur), 기스(Kish), 바알(Baal), 넬(Ner), 나답(Nadab).

37 그돌(Gedor), 아히오(Ahio), 스가랴(Zechariah), 미글롯(Mikloth).

38 미글롯은 시므암(Shimeam)을 낳았다. 이들도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형제들 맞은편에 거주했다.

39 넬은 기스(Kish)를 낳았다. 기스는 사울(Saul)을 낳았다. 사울은 요나단(Jonathan), 말기수아(Malchishua), 아비나답(Abinadab), 에스바알(Esh-baal)을 낳았다.

40 요나단의 아들은 므립바알(Merib-baal) — 므립바알은 미가(Micah)를 낳았다.

41 미가의 아들들: 비돈(Pithon), 멜렉(Melech), 다레아(Tahrea).

42 아하스는 야라(Jarah)를 낳았다. 야라는 알레멧(Alemeth), 아스마웻(Azmaveth), 시므리(Zimri)를 낳았다. 시므리는 모사(Moza)를 낳았다.

43 모사는 비느아(Binea)를 낳았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Rephaiah), 르바야의 아들은 엘르아사(Eleasah), 엘르아사의 아들은 아젤(Azel).

44 아젤에게 아들 여섯이 있었으니 그 이름들: 아스리감(Azrikam), 보그루(Bocheru), 이스마엘(Ishmael), 스아랴(Sheariah), 오바댜(Obadiah), 하난. 이들이 아젤의 아들들이다.

9장 마지막 절들은 8장 끝과 거의 같다. 사울 가문의 계보가 반복된다. 이 반복은 10장으로의 연결 고리다. 독자는 방금 귀환 공동체의 이름들을 읽었다. 그리고 다시 사울 가문을 만난다. 10장에서 사울이 죽는다. 그리고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 역대기 저자는 이 전환점을 매우 신중하게 배치한다.

9장은 족보의 끝이자 역사의 시작이다. 1장에서 아담으로 시작해 9장에서 귀환 공동체에 닿기까지 — 역대기는 아홉 장을 이름들로 채운다. 이것은 기록이 아니라 선언이다. “우리는 아담부터 이어진 민족이다. 바빌론도 우리를 끊지 못했다. 우리 이름은 여기 있다.”



다음 장 — 사울의 마지막 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이 죽고,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역대기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말한다.




역대상 10장 — 사울의 마지막


길보아 산의 전투

1 블레셋(Philistines · ㉸ 필리스티아)이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쳐 길보아(Gilboa) 산에서 쓰러져 죽었다.

2 블레셋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바짝 추격했다. 블레셋이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Jonathan), 아비나답(Abinadab), 말기수아(Malchishua)를 쳤다.

3 사울 주변의 전투가 치열해졌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쏘았다. 그가 활 쏘는 자들에게 심히 다쳤다.

4 사울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말했다.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렵다.”

그러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하지 않았다.

사울이 자기 칼을 빼어 그 위에 엎드러졌다.

5 병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칼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

6 이처럼 사울과 그 세 아들이 함께 죽었다. 사울의 온 집이 함께 죽었다.

사무엘상 31장과 거의 같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 —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전투 묘사가 더 길고 자세하다. 역대기는 압축한다. 그리고 13-14절에 결론을 단다. 사무엘상은 결론 없이 사건만 서술한다. 역대기는 원인을 말한다.

7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들의 도망감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 블레셋이 와서 거기 거주했다.





사울의 시신

8 이튿날 블레셋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을 때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쓰러진 것을 보았다.

9 그들이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가지고 블레셋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그 우상들에게 알리고 백성에게 전파했다.

10 그들이 사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들의 집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Dagon) 신전에 달았다.

11 야베스 길르앗(Jabesh-gilead)의 모든 사람이 블레셋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12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가지고 야베스(Jabesh)로 왔다. 그 뼈들을 야베스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칠 일을 금식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찾으러 간 것은 빚을 갚는 것이었다. 사울이 왕이 된 직후 암몬 왕 나하스에게 포위당한 야베스 길르앗을 구출한 적이 있었다(사무엘상 11장). 야베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역대기의 해석

13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또 신접한 자(medium)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14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David)에게 넘기셨다.

두 절이다. 그러나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 중 하나다. 사무엘상·하는 사울의 죽음을 서술하고 끝낸다. 역대기는 여기서 멈춰 이유를 말한다.

사울의 실패 — 역대기는 두 가지를 든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둘째,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신접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8장에 있다 —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기 위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갔다. 그것이 사울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역대기는 말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곳에 물은 것.

“여호와가 그를 죽이시고” — 길보아 산의 패배가 블레셋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된다. 역대기의 역사관이 여기 압축되어 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작동한다. 이것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필요한 세계관이었다 — 바빌론 포로도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리고 귀환도 그분의 뜻 안에 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역대기 전체의 구조적 축이다. 역대기는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린다. 성전을 준비하고,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께 묻는 왕. 사울은 그 반대의 모형이다. 역대기는 사울에게 할당된 공간을 최소화하고(단 한 장), 그 결론을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맺는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다음 장 —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용사들을 모은다.




역대상 11장 — 다윗이 왕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모이다

1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Hebron)에 있는 다윗에게 모였다.

“우리는 왕의 뼈와 살이니이다.

2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3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나아왔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헤브론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이 사무엘을 통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역대기의 다윗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한다. 사무엘하 1-4장 —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의 내전,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7년 다스린 기간 — 역대기에는 없다. 역대기는 곧장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순간으로 뛰어든다. 분열이 아니라 통일이 역대기의 시작점이다. 역대기는 내전의 기억 위에 통일의 기억을 세운다. 귀환 공동체는 분열된 나라가 아닌, 하나였던 나라를 기억해야 했다.





예루살렘 정복

4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Jerusalem) — 곧 여부스(Jebus)였다 — 으로 갔다. 그 땅의 주민 여부스 족속(Jebusites)이 거기 있었다.

5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네가 이 곳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다윗이 시온(Zion) 산성을 빼앗았다. 이가 곧 다윗 성(City of David)이다.

6 다윗이 말했다.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을 가장 먼저 치는 자는 지도자와 장관이 될 것이다.”

스루야(Zeruiah)의 아들 요압(Joab)이 먼저 올라가서 지도자가 되었다.

7 다윗이 그 산성에 거주했으므로 그것을 다윗 성이라 했다.

8 다윗이 성 주위를 밀로(Millo — 성채 구조물)에서부터 사방으로 건축했다. 요압은 성의 나머지 부분을 수리했다.

9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지금의 동예루살렘 구도심 지역이다. 여부스 족속이 살던 산성을 다윗이 정복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영토도 아니었다 — 그러므로 지파 편견 없이 모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을 수 있었다. 다윗의 정치적 감각이 돋보이는 선택이었다. 오늘날 예루살렘 구도심의 ‘다윗 성(City of David)’ 발굴 현장에서 BC 10세기 건물 구조가 확인됐다(1978년 이후 이갈 실로, 이후 엘리 샤우크론 발굴팀의 작업).





다윗의 용사들

10 다윗의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다. 이들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힘을 합하여 다윗을 강하게 하고 그 나라를 도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되게 했다.

11 다윗의 용사들의 수: 하그몬 족속(Hacmonite) 야소브암 — 그는 삼십 명 중 지도자였다. 그가 한 번에 삼백 명을 죽인 창을 들었다.

12 그 다음은 아호아 족속(Ahohite)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 — 그도 삼십 명의 한 사람이었다.

13 그가 바스담밈(Pas-dammim)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리밭에 모였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다. 백성이 블레셋을 피해 도망쳤을 때,

14 그들이 그 밭 가운데 서서 지키고 블레셋을 쳤다. 여호와가 큰 구원을 베푸셨다.

15 삼십 명 중 세 사람이 다윗에게 내려갔다. 다윗이 아둘람(Adullam) 굴 바위 요새에 있을 때였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Rephaim) 골짜기에 진을 쳤다.

16 그 때 다윗은 요새에 있고 블레셋의 수비대는 베들레헴(Bethlehem)에 있었다.

17 다윗이 간절히 원하여 말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18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다윗이 즐겨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19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온 것인데 어찌 내가 이것을 마시리이까?”

그래서 마시지 않았다. 세 용사가 이 일들을 행했다.

이 장면이 역대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다.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을 그리워했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가져왔다. 다윗이 그것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었다.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실 수 없다.” 이 장면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 부하들의 피를 자신의 즐거움으로 쓰지 않는 왕. 사무엘하 23장과 같은 장면이다.





세 용사

20 요압의 형제 아비새(Abishai)는 세 사람 중 지도자였다. 그가 창을 들어 삼백 명을 죽였으나 세 사람 중에는 이름을 얻지 못했다.

21 그는 두 번째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며 그들의 두목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22 여호야다(Jehoiada)의 아들인 용사 브나야(Benaiah — 갑스엘 출신)가 많은 일을 행했다. 그가 모압(Moab)의 아리엘의 두 아들을 쳤다. 또 눈 오는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 사자를 쳤다.

23 또 키가 다섯 규빗(약 2.3미터)이나 되는 한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손에 베틀 채 같은 창이 있었다. 브나야가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다.

24 이런 일들을 브나야가 행했다. 그러므로 그는 삼십 명 중에 이름을 얻었으나 처음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이 그를 자기 시위대 장관으로 삼았다.





삼십 명 용사 명단

25 이스라엘 용사들은 이러하다.

아스헬(Asahel — 요압의 형제), 도도의 아들 엘하난(Elhanan — 베들레헴 출신).

26 삼훗(Shammoth — 하롤 족속), 헬레스(Helez — 벨론 족속).

27 이게스의 아들 이라(Ira), 아비에셀(Abiezer — 아나돗 출신).

28 후사 사람 십브개(Sibbecai), 아호아 사람 일래(Ilai).

29 느도바 사람 마하래(Maharai), 바아나의 아들 헬렛(Heled — 느도바 출신).

30 리배의 아들 이대(Ittai — 기브아 출신 베냐민 족속), 비라돈 사람 브나야(Benaiah).

31 가아스 강가의 후래(Hurai), 아르바 사람 아비엘(Abiel).

32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Azmaveth),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Eliahba).

33 야센의 아들들 중 하나(Jashen), 하라리 사람 사마(Shama)의 아들 요나단(Jonathan).

34 하라리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Ahiam), 울의 아들 엘리발(Eliphal).

35 므게라 사람 헤벨(Hepher), 블론 사람 아히야(Ahijah).

36 갈멜 사람 헤스로(Hezro), 에스배의 아들 나아래(Naarai).

37 나단의 형제 요엘(Joel), 하그리의 아들 밉할(Mibhar).

38 암몬 사람 셀렉(Zelek),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든 자 베에롯 사람 나하래(Naharai).

39 이드라 사람 이라(Ira), 이드라 사람 가렙(Gareb).

40 헷 사람 우리야(Uriah · ㉸ 우리야), 알래의 아들 사밧(Zabad).

41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아디나(Adina) — 그가 삼십 명의 우두머리였다.

42 르우벤 자손 아다의 아들 하난(Hanan), 미덴 사람 요사밧(Joshaphat).

43 마아가의 아들 웃시야(Uzziah), 아스드라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Shama)와 여이엘(Jeiel).

44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Jediael)과 디스 사람 그 형제 요하(Joha).

45 마하위 사람 엘리엘(Eliel), 엘나암의 아들들 여리배(Jeribai)와 요사위야(Joshaviah), 모압 사람 이드마(Ithmah).

46 엘리엘(Eliel), 오벳(Obed), 므소바 사람 야아시엘(Jaasiel).

명단 중 한 이름이 눈에 걸린다 — “헷 사람 우리야(Uriah the Hittite).”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한 그 우리야다. 역대기는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야의 이름은 용사 명단에 남긴다. 역대기는 다윗의 죄를 서술하지 않으면서도, 그 죄의 피해자 이름은 지우지 않는다. 이것이 역대기의 침묵과 기록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다.



다음 장 — 다윗을 따른 군사들의 명단. 사울을 피해 광야에 있을 때부터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까지.




역대상 12장 — 다윗의 군대


시글락에서 모인 자들

1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Saul)로 말미암아 시글락(Ziklag)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로 나아온 자들이 이러하다. 그들은 전쟁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었다.

2 그들은 활을 가진 자들로, 왼손과 오른손으로 모두 물매돌을 던지고 활을 쏘는 자들이었다. 사울의 형제들 곧 베냐민(Benjamin) 지파였다.

이 장면이 의미심장하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왔다. 사울의 동족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한 것이다. 역대기는 이것을 강조한다 —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를 향해 움직인 것이었다.

3 으뜸은 아히에셀(Ahiezel)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Joash) — 둘 다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들이다. 여시엘(Jeziel), 벨렛(Pelet) — 아스마웻의 아들들. 브라가(Berachah), 아나돗 사람 예후(Jehu).

4 삼십 명 중 용사요 삼십 명을 다스리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Ishmaiah) — 그 다음은 예레미야(Jeremiah), 야하시엘(Jahaziel), 요하난(Johanan), 그데라 사람 요사밧(Joshabad).

5 엘루새(Eluzai), 여리못(Jerimoth), 브알랴(Bealiah), 스마랴(Shemariah), 하룹 사람 스바댜(Shephatiah).

6 엘가나(Elkanah), 이시야(Isshiah), 아사렐(Azarel), 요에셀(Joezer), 야소브암 — 고라 족속(Korahites).

7 그돌라 사람 여로함의 아들들 요엘라(Joelah)와 스바댜(Zebadiah).





갓 지파에서 온 자들

8 갓 지파 중 용사들이 광야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로 나아왔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다루는 전사들이었다.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 같았다.

9 에셀이 으뜸이요, 오바댜가 둘째요, 엘리압이 셋째,

10 미스만나가 넷째, 예레미야가 다섯째.

11 앗대가 여섯째, 엘리엘이 일곱째.

12 요하난이 여덟째, 엘사밧이 아홉째.

13 예레미야가 열째, 막반내가 열한째.

14 이 갓 자손들은 군대 대장들이었다. 작은 자도 백 명을 대적하고, 큰 자는 천 명을 대적했다.

15 이들은 요단(Jordan) 강이 그 모든 언덕에 넘치는 첫째 달에 건넜다. 그리고 골짜기의 모든 사람을 동서로 쫓아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16 베냐민과 유다 자손도 다윗의 요새로 왔다.

17 다윗이 나가 그들을 맞이하여 말했다.

“만약 너희가 나와 화친하여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합하겠지만, 만약 나를 내 대적에게 팔려고 왔다면 — 나의 손에 포악함이 없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보시고 책망하시리라.”

18 성령이 아마새(Amasai)에게 임하였다. 아마새가 아마새가 말했다.

“다윗이여, 우리는 당신 편이요, 이새의 아들이여,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평강, 평강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도자로 삼았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표현이 여기 나온다. 아마새는 보통 사람으로 적진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다윗에게 충성을 선언했다. 역대기는 이 장면을 통해 다윗의 왕위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한다.





므낫세에서 온 자들

19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사울을 치러 갈 때 므낫세에서 몇 사람이 다윗에게로 나아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블레셋을 돕지 않았다. 블레셋 방백들이 의논하여 그를 돌려보냈기 때문이었다. “그가 자기 주인 사울에게로 우리 머리를 취하여 돌아가겠다.”

20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에서 그에게 나아온 자들: 아드나(Adnah), 요사밧(Joshaphat), 여디아엘(Jediael), 미가엘(Michael), 요사밧(Joshaphat), 엘리후(Elihu), 실르대(Zillethai) — 다 므낫세의 천부장들이었다.

21 그들이 다윗을 도와 약대 부대를 쳤다. 그들이 다 용사요 군대 지도자들이었다.

22 그 때에 날마다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크게 도왔다. 하나님의 군대 같았다.





헤브론에 모인 군사들

23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려고 헤브론에 온 군사들이다.

24 유다 자손 중 방패와 창을 가진 자 — 육천팔백 명.

25 시므온 자손 중 전쟁에 능한 용사 — 칠천일백 명.

26 레위 자손 — 사천육백 명.

27 여호야다(Jehoiada) — 아론 족속의 지도자 — 와 그와 함께한 자 삼천칠백 명.

28 청년 용사 사독(Zadok)과 그의 가문 지도자 스물두 명.

29 베냐민 자손 — 사울의 형제들 — 삼천 명. 아직도 그들의 대부분은 사울 집을 따르고 있었다.

30 에브라임 자손 — 이만 팔백 명. 자기 가문에서 이름을 알린 용사들이었다.

31 므낫세 반 지파 — 만 팔천 명.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름이 지명된 자들이었다.

32 잇사갈(Issachar) 자손 중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이백 명과 그들의 형제들.

33 스불론에서 — 군대에 나가 전쟁의 형세를 아는 자 오만 명 —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나아왔다.

34 납달리에서 — 지도자 천 명,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삼만 칠천 명.

35 단에서 — 전쟁에 능한 이만 팔천 육백 명.

36 아셀에서 — 전쟁을 알고 싸울 준비를 한 사만 명.

37 요단 동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 모든 무기를 갖춘 십이만 명.

38 이 모든 군사들이 완전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함이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

39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사흘을 함께 먹고 마셨다. 그 형제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40 또 그들에게 가까운 자들, 곧 잇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식물을 싣고 왔다.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을 가져왔다.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 적힌 숫자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다. 십이 지파 전체를 합하면 수십만 명에 이른다. 고대 이스라엘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과장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역대기가 이 숫자들을 쓴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 이것이 신학적 선언이다. 지파 하나하나가 이름으로 기록되고, 숫자가 붙고, 그 모두가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분열 이전의 통일된 이스라엘, 그것이 역대기가 그리는 이상이다.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잇사갈 지파 지도자들. 이 표현이 인상적이다.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임을 알아본 자들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모든 지파 중에 유일하게 잇사갈에게만 쓴다.



다음 장 — 다윗이 왕이 된 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다. 첫 번째 시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죽음.




역대상 13장 — 웃사의 죽음


다윗의 제안

1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했다.

2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만약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면,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방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들과 초원 성읍들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3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옵시다. 우리가 사울 때에는 그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4 온 회중이 그 일을 옳게 여겼다. 온 백성이 그 일을 옳게 여겼다.

역대기의 다윗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지도자들과 의논한다. 온 회중에게 묻는다. 이것이 역대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다. 사무엘하 6장에서도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지만, 거기서 역대기처럼 의논과 동의의 과정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역대기는 이 과정을 전면에 둔다.

“사울 때에는 그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 이 한 마디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말한다. 사울은 하나님의 궤를 찾지 않았다. 다윗은 그것을 중심으로 삼으려 한다. 하나님께 묻는 왕과 묻지 않는 왕. 역대기가 반복하는 주제다.





기럇여아림에서 출발

5 다윗이 이스라엘 무리를 다 모으니, 애굽 강에서부터 하맛(Hamath) 어귀까지였다. 하나님의 궤를 기럇여아림(Kiriath-jearim)에서 가져오려 함이었다.

6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의 바알라(Baalah — 기럇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로 올라갔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를 가져오려 함이었다.

7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Abinadab)의 집에서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 웃사(Uzzah)와 아히오(Ahio)가 그 수레를 몰았다.

8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노래하였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연주했다.

음악이 있었다.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 — 다섯 가지 악기.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참여한 행렬이었다. 그 기쁨이 한순간에 꺾인다.





웃사의 죽음

9 그들이 기돈(Chidon)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소들이 뛰었다. 웃사가 손을 내밀어 궤를 붙잡았다.

10 여호와가 웃사에게 진노하사 그가 손을 대었으므로 거기서 그를 치셨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11 다윗이 여호와가 웃사를 치셨으므로 분하여했다. 그 곳을 베레스 웃사(Perez-uzzah — ‘웃사의 터짐’) 라 불렀다.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불린다.

웃사는 왜 죽었는가. 이 질문은 성경 독자들이 오랫동안 씨름해 온 것이다. 역대기 15장 13절에 답이 있다 —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율법은 언약궤를 레위인이 어깨로 메도록 규정했다(민수기 4:15). 수레로 운반하는 것은 블레셋 방식이었다(사무엘상 6장). 이스라엘이 블레셋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 문제였다. 웃사 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방식 자체가 어긋났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한” 설명인지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소들이 뛰었다. 궤가 쓰러질 것 같았다. 웃사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 장면을 읽는 독자의 반응은 거의 언제나 당혹감이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 현대 학자들까지, 웃사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본문이 침묵하는 부분이 있다는 솔직한 인정으로 읽히기도 한다.

12 다윗이 그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 가져오리이까?”

13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City of David)으로 옮겨 오지 않고, 오벧에돔(Obed-edom)의 집으로 옮겨 두었다.

14 하나님의 궤가 오벧에돔의 집에서 그 가족과 함께 석 달을 머물렀다. 여호와가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두 가지 반응이 교차한다. 다윗의 분노 — “분하여했다.” 그리고 다윗의 두려움 —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게 가져오리이까.” 이 두 감정이 솔직하게 기록된다. 역대기의 다윗은 완벽하지 않다.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멈춘다.

오벧에돔의 집. 궤가 거기 석 달 머물렀다. 오벧에돔의 가족 전체에게 복이 임했다. 이 ’복’이 다윗에게 다시 시도할 용기를 준다. 하나님의 궤는 저주가 아니라 복의 원천이었다 — 규정된 방식으로 다룰 때.

오벧에돔은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무엘하 6:10에 있다. 역대기는 그를 레위 사람으로 연결한다(15:18, 21). 같은 사람이 두 책에서 다르게 표현된다. 학자들은 이 차이를 두고 논한다 — 블레셋 가드 출신의 레위인이었는가, 아니면 레위 지파 내 장소 이름인 가드에서 온 것인가. 결론은 나지 않았다.



다음 장 — 다윗의 왕국 건설. 두로 왕 히람이 물자를 보내고, 블레셋이 침략해 오다.




역대상 14장 — 왕국이 굳어지다


두로에서 온 사신

1 두로(Tyre) 왕 히람(Hiram)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cedar wood)과 석공과 목수를 보내어 다윗을 위하여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

2 다윗이 여호와가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히람. 두로의 왕이다. 지중해 동쪽 연안의 페니키아 도시국가 두로 — 오늘날 레바논 남부 티르(Tyre) 지역이다. 그는 다윗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물자를 제공한다. 역대기는 이 외교 관계를 긍정적으로 기록한다. 백향목 — 레바논 삼나무(Lebanon cedar)는 내구성과 향기로 유명해 고대 건축의 최고급 재료였다. 아시리아, 이집트, 페니키아 문헌에 모두 등장한다.

역대기는 히람이 보낸 것을 다윗이 왕으로 확립됐다는 신호로 읽는다. 주변 강국의 인정을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해석한다. 역대기적 사고 — 외부의 번영과 인정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뜻이다.





다윗의 가족

3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이하였다. 다윗이 또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4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 삼무아(Shammua), 소밥(Shobab), 나단(Nathan), 솔로몬(Solomon).

5 이브할(Ibhar), 엘리수아(Elishua), 엘벨렛(Elpalet).

6 노가(Nogah), 네벡(Nepheg), 야비아(Japhia).

7 엘리사마(Elishama), 브엘랴다(Beeliada), 엘리벨렛(Eliphelet).

예루살렘에서의 다윗. 아내들이 늘었다. 자녀들이 태어났다. 역대기는 이것도 왕국 확립의 일부로 기록한다. 사무엘하에서 이 목록은 밧세바 이야기와 압살롬 반란의 복잡한 맥락 안에 있다. 역대기에는 그 맥락이 없다. 이름들만 있다. 이름들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역대기 독자들은 다른 책들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블레셋의 첫 번째 침략

8 블레셋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 블레셋 무리가 다 올라와 다윗을 찾았다.

다윗이 듣고 나가 그들을 맞이했다.

9 블레셋이 와서 르바임(Rephaim) 골짜기에 침략했다.

10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11 그들이 바알브라심(Baal-perazim)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거기서 블레셋을 쳤다.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으로 터뜨리신 것이 홍수가 터짐 같구나.”

그러므로 그 곳을 바알브라심이라 불렀다.

12 블레셋이 거기서 자기들의 신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다윗이 명령하여 불로 태웠다.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으로 터뜨리신 것이 홍수가 터짐 같구나.”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댐이 무너지듯, 뚫리듯. 블레셋이 버리고 달아난 신상들 — 역대기는 “불태웠다”고 쓴다. 사무엘하 5:21은 “가져갔다”고 쓴다. 신명기 율법(신 7:5)은 이방 신상을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역대기는 다윗이 율법을 지켰다고 강조한다.





블레셋의 두 번째 침략

13 블레셋이 또 와서 그 골짜기에 침략했다.

14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뒤로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서 뽕나무(balsam trees)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공격하라.

15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16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블레셋 군대를 치되 기브온(Gibeon)에서부터 게셀(Gezer)에 이르기까지 쳤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이 지시가 군사 전략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님이 앞서 행진하신다는 신호다. 역대기는 이 두 전투를 통해 다윗의 일관된 태도를 보여준다 — 매번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 두 번의 물음, 두 번의 승리. 역대기의 패턴이다 — 구하면 응답하신다.

17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졌다. 여호와가 모든 민족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14장은 짧다. 그러나 세 개의 핵심 사건을 담는다 — 히람의 인정, 가족의 확립, 블레셋 두 번의 패배. 이 셋이 합쳐져 하나의 메시지를 만든다 — 다윗의 왕국이 안정됐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셨다. 이제 다음 일을 할 준비가 됐다. 다음 일 — 언약궤의 두 번째 운반.

역대기 14장은 두 가지 신학적 모범을 보여준다. 첫째 —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 둘째 —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한다. 사울이 하지 못한 것 두 가지다. 역대기는 대조를 통해 가르친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왕이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그 내용이 달랐다.



다음 장 — 언약궤의 두 번째 운반. 이번에는 레위인들이 어깨로 멘다. 다윗이 춤춘다. 그리고 미갈이 창문에서 그것을 내려다본다.




역대상 15장 — 레위인이 멘다


준비

1 다윗이 다윗 성에 집들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궤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2 그 때에 다윗이 말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들 외에는 멜 수 없다. 여호와가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며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한 문장이 13장과 15장 사이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왜 웃사가 죽었는가. 왜 다윗이 멈췄는가. 왜 석 달을 기다렸는가. 궤는 레위 사람들 외에는 멜 수 없었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다(민수기 4:15). 역대기 15장은 다윗이 그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한 장면이다.

3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에 모아 여호와의 궤를 다윗이 준비한 그 곳으로 올려 오려 했다.

4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5 고핫(Kohath) 자손: 지도자 우리엘(Uriel)과 그 형제 일백이십 명.

6 므라리(Merari) 자손: 지도자 아사야(Asaiah)와 그 형제 이백이십 명.

7 게르솜(Gershom) 자손: 지도자 요엘(Joel)과 그 형제 일백삼십 명.

8 엘리사반(Elizaphan) 자손: 지도자 스마야(Shemaiah)와 그 형제 이백 명.

9 헤브론(Hebron) 자손: 지도자 엘리엘(Eliel)과 그 형제 팔십 명.

10 웃시엘(Uzziel) 자손: 지도자 암미나답(Amminadab)과 그 형제 일백십이 명.





다윗의 지시

11 다윗이 제사장들 사독(Zadok)과 아비아달(Abiathar), 레위 사람들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을 불러

12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사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이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내가 마련한 곳으로 올려오시오.

13 전에는 여러분이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올려 오려 했다.

다윗이 직접 말한다 — “전에는 여러분이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역대기가 13장에서 답을 안 준 질문에 여기서 답한다. 웃사가 왜 죽었는가 — 방법이 틀렸다. 수레가 아니라 레위 사람의 어깨로 메야 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잡는다. 역대기의 다윗은 이처럼 배우는 왕이다.

이 구절은 역대기의 중심 주제를 압축한다 —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식이 중요하다.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 원어 히브리어는 ‘미쉬파트(מִשְׁפָּט)’, 즉 규례, 판결, 규정된 방식이라는 뜻이다. 올바른 의도에 올바른 방식이 더해져야 한다. 이것이 율법과 예배를 강조하는 역대기의 핵심이다.





레위인 음악 임명

15 레위 자손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대로 채에 꿰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멨다.

16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말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게 했다.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가지고 크게 기뻐하며 소리를 높이라 했다.

17 레위 사람들이 요엘의 아들 헤만(Heman)과, 헤만의 형제들 중 베레갸의 아들 아삽(Asaph)과, 므라리 자손인 그들의 형제들 중 구사야의 아들 에단(Ethan)을 세웠다.

18 그 다음으로는 그들의 형제들 스가랴(Zechariah), 벤(Ben), 야아시엘(Jaaziel), 스미라못(Shemiramoth), 여히엘(Jehiel), 운니(Unni), 엘리압(Eliab), 브나야(Benaiah), 마아세야(Maaseiah), 맛디댜(Mattithiah), 엘리블레후(Eliphelehu), 믹네야(Mikneiah), 문지기 오벧에돔(Obed-edom)과 여이엘(Jeiel).

오벧에돔 — 그의 이름이 다시 나온다. 석 달 전 궤를 맡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제 그는 문지기로 임명된다. 역대기는 그를 레위 사람으로 그린다. 궤를 집에 맡은 자가 이제 궤를 옮기는 행렬의 일원이 된다. 역대기의 연속성이다.

19 노래하는 자들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청동(bronze) 제금을 사용하고,

20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소프라노(alamoth) 조로 비파를 사용하며,

21 맛디댜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여덟 번째 줄(sheminith) 조로 수금을 사용하며 인도하였다.

22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 그나냐(Chenaniah)는 노래를 맡아 인도하였다. 그가 능하였기 때문이다.

23 베레갸(Berechiah)와 엘가나(Elkanah)는 궤의 문지기였다.

24 제사장들 스바냐(Shebaniah), 요사밧(Joshaphat), 느다넬(Nethanel), 아마새(Amasai), 스가랴(Zechariah), 브나야(Benaiah), 엘리에셀(Eliezer)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벧에돔과 여히야는 또한 궤의 문지기였다.





언약궤를 메어 오다

25 이처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기쁨으로 오벧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라갔다.

26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을 때, 그들이 수소 일곱과 숫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다.

27 다윗은 가는 베로 만든 겉옷을 입었다. 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도 그랬다.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의 지도자 그나냐도 그랬다. 다윗은 베 에봇도 입었다.

28 이처럼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뿔 나팔과 나팔과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29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Michal)이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다윗 왕이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미갈의 시선이 다시 등장한다. 사무엘하 6장에서 이 장면은 더 길게 서술된다 — 다윗이 돌아와 미갈과 대화를 나누고,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결말까지. 역대기는 여기서 멈춘다. 미갈이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는 것만 남기고 끝난다. 나머지 대화와 결말은 없다. 역대기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분명해진다 — 이 장면의 주인공은 미갈이 아니라 궤가 들어온 사건이다.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3·15장 비교 — 사무엘하에서 언약궤 운반은 한 장이었다. 역대기에서는 두 장이다. 그리고 두 장 사이에 웃사의 죽음 이후 다윗의 준비와 레위인 임명이 들어간다. 이 추가된 내용이 역대기의 핵심 메시지다 — 처음 실패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성공은 율법대로 했기 때문이다. 역대기는 예배의 올바른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포로 귀환 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복구하려는 공동체에게, 이것은 실천적 지침이었다.

다윗이 에봇을 입고 춤을 춘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다. 왕이 제사장의 기능을 겸한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논쟁적이었다. 사울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가 사무엘에게 책망받은 사건(사무엘상 13장)과 대조된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에는 책망이 없다. 역대기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왕의 모형으로 그린다. 이것이 훗날 시편 110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표현과 연결된다. 기독교 전통은 이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읽는다.



다음 장 — 언약궤가 천막에 자리를 잡는다. 다윗이 찬양 예배를 제정한다. 아삽이 시편을 노래한다. 그리고 다윗이 온 백성에게 빵과 고기를 나누어 준다.




역대상 16장 — 노래가 시작되다


궤가 천막 안으로

1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다윗이 위해 쳐 놓은 장막 가운데 두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2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3 그리고 이스라엘 무리 모두에게,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한 사람씩 떡 한 덩이, 고기 한 점,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다.

역대상은 이 장면을 사무엘하 6장보다 훨씬 풍부하게 기술한다. 사무엘하는 언약궤 이동에서 미갈과의 갈등, 다윗이 춤을 추다 옷이 벗겨졌다는 이야기에 집중한다. 역대상은 그 긴장을 모두 지운다. 미갈 이야기는 짧게만 등장한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결점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였다. 역대기 저자는 이 원칙에 따라 자료를 선별했다.





레위인 봉사자들의 임명

4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는 자로 세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했다.

5 그 우두머리는 아삽(Asaph)이었다. 그 다음은 스가랴(Zechariah)이고, 여이엘(Jeiel), 스미라못(Shemiramoth), 여히엘(Jehiel), 맛디디아(Mattithiah), 엘리압(Eliab), 브나야(Benaiah), 오벳에돔(Obed-edom), 여이엘(Jeiel) 순이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다. 아삽은 제금을 쳤다.

6 제사장 브나야(Benaiah)와 야하시엘(Jahaziel)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아삽 — 그 이름이 시편 50편과 73-83편에 표제로 붙어 있다. ‘아삽의 시’. 그가 이 순간부터 성전 음악의 출발점이다. 역대기는 레위인 음악가들을 예배의 중심에 세운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했던 것이 예배의 질서였기 때문이다.





다윗의 시

7 그 날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이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드리게 했다.

8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하라.

9 그에게 노래하고 찬양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묵상하라.

10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마음이 기쁠지로다.

11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12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들을.

13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14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15 그가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16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다.

17 야곱에게 규례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다.

18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분깃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

19 그때에는 너희가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고, 그 땅에서 떠도는 나그네였다.

20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다녔다.

21 그가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셨다.

22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이 노래는 시편 105편 1-15절과 거의 동일하다. 역대기 저자가 이미 존재하던 시편을 이 언약궤 봉헌 장면에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공동체에게, 이 시편의 언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족장들에게 하신 땅의 약속, 타민족 속에서도 보호하신 손길 — 그것이 곧 포로기를 통과한 자신들의 이야기였다.

23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24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일들을 모든 백성 중에 선포하라.

25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그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분이시다.

26 모든 민족의 신들은 우상이라, 오직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셨다.

27 영광과 위엄이 그의 앞에 있고,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다.

28 모든 민족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여호와께 돌리라.

29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제물을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가라. 거룩한 의복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30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3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민족들 중에서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고 하라.

32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33 그리할 때에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23-33절은 시편 96편 1-13절에 해당한다. 다른 시편에서 온 노래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역대기 저자는 두 편의 시편 조각을 한 자리에서 부르도록 편집했다. 편집 자체가 설교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던 날을 이스라엘 역사 전체, 우주 전체가 기뻐하는 사건으로 재해석했다.

34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3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모아 나라들 가운데서 건져 내소서.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당신의 찬양을 기뻐하게 하소서.

3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35-36절은 시편 106편 47-48절을 그대로 가져왔다. 시편 106편은 포로기의 시편이다. “나라들 가운데서 건져 내소서”라는 간구가 포로기의 기도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시대의 언약궤 봉헌에 포로기의 언어를 겹쳐 놓았다. 과거의 예배와 현재의 기도가 하나의 노래 안에서 만난다.





예배의 질서

37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거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두어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 날마다 할 일을 맡겼다.

38 오벳에돔과 그 형제들을 문지기로 세웠다. 오벳에돔은 여두둔(Jeduthun)의 아들이었다. 모두 육십팔 명이었다.

39 제사장 사독(Zadok)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을 기브온 산당의 여호와 앞 성막에 두었다.

40 아침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따랐다.

41 그들과 함께 헤만(Heman)과 여두둔과, 명단에 적힌 그 나머지 선택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여호와께 감사했다.

42 헤만과 여두둔에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팔과 제금, 악기들을 맡겼다. 여두둔의 아들들은 문을 지켰다.

43 그런 다음 모든 백성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도 자기 집을 축복하러 돌아갔다.

다음 장 —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대신 다윗을 위한 집을 짓겠다고 대답하신다.




역대상 17장 — 집을 짓겠다는 자에게


다윗의 뜻

1 다윗이 자기 궁에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다.

“봐라,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2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이 장면은 사무엘하 7장과 거의 동일하다. 역대상 저자는 이 평행을 의도적으로 유지한다. 다윗 언약은 역대기가 쓰인 포로 귀환 시대에도 공동체의 소망의 근거였다. 성전이 파괴되고, 왕좌가 끊기고, 나라가 사라진 상황에서 —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역대기 저자는 이 장면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대답한다. 언약은 살아 있다.





여호와의 말씀

3 그 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다.

4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면 안 된다.

5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에서 장막으로, 성막에서 성막으로 다녔다.

6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어디를 가든,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게 백향목 집을 짓지 않았느냐” 말한 일이 있었느냐?’”

7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목장에서 양 뒤를 따르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8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끊어버렸다. 내가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9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거기 심어 그들이 그 곳에 살게 하겠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사사들을 세우던 때처럼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을 학대하지 못할 것이다.

10 내가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굴복하게 하겠다.’”

히브리어 ’베이트(בַּיִת)’는 건물과 왕조를 동시에 가리킨다. 사무엘하 7장의 그 말장난이 여기서도 작동한다. 다윗이 말한 집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집은 왕조다. 역대기는 이 말장난을 사무엘서에서 그대로 가져온다. 하지만 뉘앙스는 다르다. 사무엘하 7장에서 이 약속은 다윗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역대상 17장에서 이 약속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전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된다.

11 “또 여호와가 너에게 알게 하셨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12 네 날이 차고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때,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의 나라를 굳게 하겠다.

13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하겠다.

14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굳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그가 잘못을 행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 구절이 있다. 역대상 17장에는 그 징계 구절이 없다.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다. 포로로 끌려가 고난을 겪은 공동체에게 징계 이야기는 이미 뼈에 박혀 있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약속의 영원성이었다. 역대기는 영원한 왕좌를 강조한다.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다.





다윗의 기도

16 다윗 왕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말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17 하나님이여, 이것이 주의 눈에 오히려 작은 것인지요. 주께서 또 종의 집에 대해 먼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셨습니다.

18 주께서 이미 주의 종에게 영화를 더하셨으니, 다윗이 무슨 말씀을 주께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마음에 있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셔서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20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것은 모두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21 땅의 어떤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름을 내시고, 두렵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셔서 나라들을 주의 백성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22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3 여호와여,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24 주의 이름이 영원히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25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겠다’ 알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26 여호와여, 주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27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시기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복으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확인이다. 약속을 들은 사람이 그 약속이 사실임을 다시 선언한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 이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윗의 행위가 아니다. 무조건적이다. 역대기 공동체에게 이 무조건성이 중요했다. 성전이 불타고 왕이 끌려간 이후에도 이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귀환 공동체를 움직인 동력이었다.

신약은 이 언약을 메시아 대망으로 읽는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한다. 누가복음 1장 32-33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역대상 17장 12절,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하겠다”의 직접 응용이다.



다음 장 — 다윗이 사방을 정복한다.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짧게 요약된다.




역대상 18장 — 정복의 지도


블레셋과 모압

1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Philistines · ㉸ 필리스티아)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가드(Gath)와 그 마을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빼앗았다.

2 다윗이 모압(Moab)을 쳐서 이겼다.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아람

3 다윗이 소바(Zobah) 왕 하다드에셀(Hadadezer)을 하맛(Hamath) 길에서 쳤다. 하다드에셀이 자기 세력을 유브라데 강까지 넓히려다가 패했다.

4 다윗이 병거 천 대와 기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빼앗았다. 다윗이 병거의 말 백 필만 남기고 모든 병거 말의 발 힘줄을 끊었다.

5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드에셀을 도우러 왔다. 다윗이 아람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죽였다.

6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 아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여호와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역대상은 이 정복 기사를 사무엘하 8장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한다. 다만 역대기는 승리의 원인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 군사적 성취를 군사력이 아니라 신학적 원인으로 귀속시키는 방식이다. 포로기 이후 공동체는 이 해석 틀을 통해 역사를 읽었다. 승리는 무력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관계에서 온다.

7 다윗이 하다드에셀의 종들이 가진 금 방패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8 또 하다드에셀의 성읍 디브핫(Tibhath)과 군(Cun)에서 다윗이 놋쇠를 매우 많이 가져왔다.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 바다와 기둥들과 놋 기구들을 만들었다.





하맛의 조공

9 하맛 왕 도우(Tou)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드에셀의 모든 군대를 쳤다는 말을 들었다.

10 도우가 아들 하도람(Hadoram)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게 했다. 하도람이 온갖 금·은·놋 기구들을 가져왔다. 하다드에셀이 도우와 전쟁을 벌인 자였으므로 다윗 왕이 그를 이긴 것에 축하를 드렸다.

11 다윗 왕이 그것들도 여호와께 드렸다. 에돔·모압·암몬 자손·블레셋·아말렉에서 가져온 은금과 함께였다.





에돔

12 스루야(Zeruiah)의 아들 아비새(Abishai)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 죽였다.

13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사람이 모두 다윗의 종이 되었다. 여호와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신하들

14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이 그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15 스루야의 아들 요압(Joab)은 군대 사령관이었다. 아힐룻(Ahilud)의 아들 여호사밧(Jehoshaphat)은 사관이었다.

16 아히둡(Ahitub)의 아들 사독과 아비멜렉(Abiathar · ㉸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비아달(Abimelech)은 제사장이었다. 사우사(Shavsha)는 서기관이었다.

17 여호야다(Jehoiada)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Cherethites)과 블렛(Pelethites) 사람들을 다스렸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 곁에서 주요 자리를 맡았다.

그렛과 블렛 — 용병 집단이다. 정확한 기원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블레셋 계통이라는 견해와 크레타 섬 출신 용병이라는 견해가 공존한다. 다윗의 직속 근위대로 기능했다. 이방인 출신 용병을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둔 것은 다윗 왕국의 특징 중 하나다.



다음 장 — 암몬이 다윗의 사절을 모욕한다. 그것이 전쟁의 시작이 된다.




역대상 19장 — 수염을 잘린 사절들


나하스의 죽음과 다윗의 호의

1 그 후에 암몬(Ammon)의 왕 나하스(Nahash)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Hanun)이 대신 왕이 되었다.

2 다윗이 생각했다.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나도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다윗이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게 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 랍바(Rabbah)에 갔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언급은 여기가 처음이다. 사무엘상 11장에서 나하스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겠다고 협박한 인물이다. 다윗이 왜 그에게 은혜를 입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의 어떤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본문은 침묵한다.

3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이 하눈에게 말했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낸 것이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을 정탐하고 무너뜨리고 정복하기 위해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닐까요?”





모욕

4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았다. 그들의 수염을 절반씩 깎고, 엉덩이까지 옷을 잘라버렸다. 그렇게 돌려보냈다.

5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알렸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했다. 왕이 그들에게 말을 전했다.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수염은 고대 근동에서 남성의 명예와 성인의 품위를 나타냈다. 수염을 반쯤 깎는 것은 극도의 모욕이었다. 엉덩이까지 옷을 자른 것도 마찬가지였다 — 공개적 수치.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 선전 포고였다. 하눈이 외교의 언어 대신 모욕의 언어를 선택했다. 전쟁은 그 순간 결정되었다.





암몬의 전쟁 준비

6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것을 알았다. 하눈과 암몬 자손이 은 천 달란트를 보내어 메소보다미아(Mesopotamia)와 아람 마아가(Maacah)와 소바(Zobah)에서 병거와 기병을 고용했다.

7 그들이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했다. 그들이 와서 메드바(Medeba)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자손도 자기 성읍들에서 모여 싸우러 나왔다.

8 다윗이 이것을 듣고 요압과 온 용사 군대를 보냈다.





요압의 전술

9 암몬 자손이 나와서 성 문어귀 앞에 전열을 갖추었다. 도우러 온 왕들이 따로 들판에 포진했다.

10 요압이 앞뒤로 적이 포진한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 최정예 군사 중에서 선발하여 아람 사람들을 상대하도록 포진시켰다.

11 나머지 군사들은 그의 아우 아비새(Abishai)에게 맡겨 암몬 자손들을 상대하게 했다.

12 요압이 말했다. “아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도우러 오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13 강하고 담대하자. 우리 백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싸우자. 여호와가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실 것이다.”





전투와 승리

14 요압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아람 사람들을 향하여 돌격하자, 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15 암몬 자손도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의 재집결

16 아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었다.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냈다. 하다드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Shophach)이 그들을 이끌었다.

17 이것이 다윗에게 알려졌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요단을 건너 그들에게 이르렀다. 포진하여 그들을 대적했다. 다윗이 아람 사람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자, 그들이 다윗과 싸웠다.

18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쳤다. 다윗이 아람 병거 칠천 대의 사람들과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군대 사령관 소박도 죽였다.

19 하다드에셀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 것을 보고 다윗과 화목하여 섬겼다.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았다.

이 전투는 다윗 왕국 최대 판도를 결정한 전투 중 하나였다. 아람 용병 세력까지 격파하며 요단 동편의 패권을 확립했다. 역대기는 이 승리를 군사 전략가로서의 요압 능력과 다윗의 통솔력으로 기록하면서도, 그 배경에 여호와의 손길이 있다는 신학적 해석을 유지한다.



다음 장 — 요압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포위하고, 다윗이 와서 최종 함락한다. 역대기는 이 장에서 밧세바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역대상 20장 — 랍바가 함락되다


랍바의 포위

1 봄이 되어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에,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 자손의 땅을 폐허로 만들고 랍바(Rabbah)를 와서 포위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무너뜨렸다.

이 한 단락이 역대기가 감행한 가장 의도적인 생략이다. 사무엘하 11-12장에서 이 동일한 상황 — 봄,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음 — 은 밧세바 사건으로 이어진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불러들이고,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전선에서 죽게 한다. 역대기는 그 사건 전체를 잘라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 짧은 문장만 남기고 이야기는 곧장 랍바 함락으로 건너뛴다. 역대기 저자가 다윗의 죄를 몰랐을 리 없다. 사무엘서는 수십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다윗은 성전을 준비한 자, 예배를 조직한 자로 기억되어야 했다. 역대기가 선택한 것은 삭제가 아니라 강조다. 어떤 것을 앞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 인물이 달리 보인다.





다윗의 랍바 입성

2 다윗이 암몬(Ammon)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았다. 무게가 금 한 달란트이고 보석이 달려 있었다. 그것이 다윗의 머리 위에 얹혔다. 다윗이 그 성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다.

3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끌어내어 톱질하게 하고, 써레질하게 하고, 도끼질하게 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에 이같이 했다. 그런 다음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톱질하게 하고, 써레질하게 하고, 도끼질하게 했다” — 이 구절의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 오래된 논쟁이 있다. 포로로 잡은 이들에게 노역을 부과했다는 독법과, 문자 그대로 처형 방식이었다는 독법으로 나뉜다. 사무엘하 12장 31절의 히브리어 원문도 모호하다. 역대기는 이 부분을 거의 그대로 옮긴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블레셋과의 전투들

4 그 뒤에 게셀(Gezer)에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다. 그때에 후사(Hushah)의 십브개(Sibbecai)가 르바(Rephaim)의 자손인 십배(Sippai)를 죽였다. 그리하여 블레셋이 굴복했다.

5 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다. 야이르(Jair)의 아들 엘하난(Elhanan)이 골리앗(Goliath)의 아우 라흐미(Lahmi)를 죽였다. 라흐미의 창 자루는 베틀 채 같았다.

흥미로운 이름이 나온다. 여기 엘하난이 죽인 것은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다. 사무엘하 21장 19절은 같은 사건을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다”고 기록한다. 사무엘서와 역대기 사이에 텍스트 차이가 있다. 역대기 저자는 사무엘서의 기록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사무엘상 17장)과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골리앗의 아우”라고 수정함으로써 두 기록을 조화시켰다. 히브리 텍스트 전달 과정의 실수인지, 역대기의 신학적 조정인지 — 학자들의 견해가 갈린다.

6 또 가드(Gath)에서 전쟁이 있었다. 거기에 키 큰 사람이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네 개였다. 그도 르바의 자손이었다.

7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므로, 다윗의 형제 시므아(Shimea)의 아들 요나단(Jonathan)이 그를 죽였다.

8 이 사람들은 가드(Gath)의 르바(Rephaim)의 자손이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들의 손에 넘어졌다.

르바 — 가나안의 거인족이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이들은 아낙 자손과 함께 정복 이전 가나안 땅의 두려운 주민들로 언급된다. “그 땅의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족속들의 마지막 후예들이 여기 등장한다. 역사의 마지막 남은 거인들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다윗의 신하들 손에 하나씩 쓰러진다.



다음 장 —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다. 역대기는 사무엘하와 다른 언어로 그 원인을 기록한다. 가장 첨예한 신학적 차이가 여기 있다.




역대상 21장 — 사탄이 충동하다


인구조사 명령

1 사탄(Satan)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다.

역대상 21장 1절과 사무엘하 24장 1절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시작한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가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가 다윗을 충동하셨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 충동한 주체가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 역대기에서는 사탄이다. 이것은 단순한 필사 오류가 아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BC 4세기경 포로 귀환 이후)는 사무엘서(BC 10세기 전후)보다 수백 년 늦다. 그 사이 이스라엘 신학에서 ‘사탄’ 개념이 발전했다. 욥기 1-2장의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움직이는 고소자다. 스가랴 3장 1절에도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이 등장한다. 역대기 저자는 이 발전된 신학 언어를 사용해서 같은 사건을 재해석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표현의 신학적 어려움을 ’사탄의 활동’으로 설명한 것이다. 두 본문이 서로 모순이라기보다, 한 사건의 두 신학적 언어다. 하나님이 허용하고, 사탄이 도구가 된다는 욥기의 틀이 여기에도 작동한다.

2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했다.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의 수를 세어서 내게 알려 달라.”

3 요압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들이 모두 왕의 신하들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왕이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4 그러나 왕의 말이 요압을 눌렀다. 요압이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5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에게 올렸다. 온 이스라엘은 칼을 빼는 자가 백십만이었고, 유다는 사십칠만이었다.

6 레위와 베냐민은 요압이 세지 않았다. 왕의 명령이 역겨웠기 때문이다.





다윗의 후회

7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8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종의 죄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9 여호와가 다윗의 선지자 갓(Gad)에게 말씀하셨다.

10 “가서 다윗에게 말하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여주겠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겠다.’”





세 가지 벌

11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12 삼 년 기근이냐, 아니면 원수들의 칼에 석 달 동안 쓸려 다니되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이 땅에 사흘이냐. 이제 생각하여 내가 나를 보내신 분께 어떻게 대답할지 알려 달라.’”

13 다윗이 갓에게 말했다. “내가 큰 고통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의 긍휼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선택에 두 가지가 섞여 있다. 하나는 신학 — 인간의 손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다. 다른 하나는 계산 — 세 가지 중 가장 짧은 기간이다. 본문은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다윗의 믿음은 순수하지 않다. 인간의 선택이 대개 그렇듯.





전염병

14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셨다. 이스라엘에서 일곱 만 명이 죽었다.

15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다. 천사가 막 멸하려 할 때 여호와가 보시고 재앙을 뉘우치시며 멸하는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그만하여라. 이제 손을 거두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Jebusite) 사람 오르난(Ornan · ㉸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16 다윗이 고개를 들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뽑은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다윗과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다.

17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다. “수를 세라고 명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없게 하십시오.”





오르난의 타작마당

18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하셨다. 다윗에게 말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하라.

19 다윗이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을 따라 올라갔다.

20 오르난이 돌아서서 천사를 보았다.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때 오르난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21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갈 때 오르난이 내려다보았다. 다윗을 보자 타작마당에서 나와 다윗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22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이 타작마당 자리를 내게 팔라. 내가 제 값을 치르겠다. 내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서 재앙이 그치게 하려 한다.”

23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내 주 왕이 좋으신 것을 하십시오. 번제에 쓸 소도 있고, 나무로 쓸 타작기도 있고, 밀 제물도 있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24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말했다. “아니다. 제 값을 주고 사겠다. 네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않겠다. 값 없이 드리는 번제는 드리지 않겠다.”

25 다윗이 그 자리의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오르난에게 주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은 타작마당 값을 “은 오십 세겔”로 기록한다. 역대상 21장 25절은 “금 육백 세겔”이다. 숫자와 재질이 다르다. 사무엘서는 타작마당의 값이고, 역대기는 그 주변 땅 전체의 값일 수 있다. 아니면 두 전승이 다른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이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두 본문 모두 다윗이 값을 치렀다는 데 동의한다. 거저 받지 않겠다는 다윗의 원칙이 중심이다.





제단과 성전 터

26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호와를 불렀더니 여호와가 하늘에서 불로 번제단 위에 응답하셨다.

27 여호와가 천사에게 명하시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28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29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그때에 기브온(Gibeon) 산당에 있었다.

30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할 수 없었다.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 역대하 3장 1절은 이 자리를 명시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는 다윗의 아버지에게 여호와가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정한 곳이니 곧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모리아 산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산과 전통이 동일시한다. 같은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숫양을 드렸고, 다윗이 소를 잡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 그 성전이 파괴되었고, 헤롯이 다시 세웠고, 그 성전도 파괴되었다. 오늘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돔이 서 있다. 한 타작마당이 세계 역사의 교점이 되었다.



다음 장 —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한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탁한다.




역대상 22장 — 아버지가 쌓아 둔 것들


이곳이 그 자리다

1 다윗이 말했다.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21장의 끝에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다. 그 순간이 결정이 되었다. 성전의 자리가 하나님의 불로 확인된 자리다.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었던 자리가 성전 터가 된다.





자재 준비

2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게 했다. 그리고 그들을 석수로 삼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했다.

3 다윗이 문짝의 못과 문쩌귀들을 위하여 철을 많이 준비했다.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도 준비했다.

4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다. 시돈(Sidon)과 두로(Tyre) 사람들이 다윗에게 백향목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이다.

5 다윗이 생각했다.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다. 여호와를 위해 지어야 할 전은 극히 웅장하여 모든 나라에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자가 아니라, 성전을 준비한 자다. 사무엘하·열왕기에서 다윗은 짓고 싶었지만 허락받지 못한 것이 강조된다. 역대기는 그 허락받지 못함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자재를 모으고, 장인을 조직하고, 장소를 확정했다. 짓지 못했지만 다 준비했다.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는 공동체에게 — 준비하는 자의 역할도 귀하다는 메시지다.





솔로몬에게 당부

6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했다.

7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

8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많이 했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9 보라, 한 아들이 네게 태어나리니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주겠다. 그의 이름이 솔로몬(Solomon · ㉸ 살로몬)이 될 것이다. 내가 그의 날에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고요함을 주겠다.

10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우겠다.’

11 내 아들아,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네가 번성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말씀하신 대로 건축하기를 바란다.

12 여호와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13 그때에야 네가 잘 될 것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14 보라, 내가 많은 수고로 여호와의 전을 위해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과 철을 준비했다. 또 목재와 돌도 준비했다. 네가 더 보탤 것이다.

15 너에게는 일꾼들이 있다.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을 할 기술 있는 자들이.

16 금과 은과 놋과 철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일어나 행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샬롬(שָׁלוֹם — 평화)’과 연결된다.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역대기는 이 대조를 명시한다. 성전을 지을 자격이 왜 다윗에게 없었는가 —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은 피가 아닌 평화 위에 세워진다. 역대기 신학이 이 장에서 가장 선명하다.





지도자들에게 명령

17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했다.

18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냐? 사방으로 안식을 주시지 않으셨냐? 이 땅 주민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고, 이 땅이 여호와 앞과 그 백성 앞에 정복되었다.

19 이제 너희의 마음과 뜻을 쏟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라.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으로 옮겨 오라.”

다음 장 — 다윗이 레위인을 조직한다. 성전 예배를 위한 인적 체계가 구성된다.




역대상 23장 — 레위인을 세우다


솔로몬을 왕으로

1 다윗이 늙어 나이가 많아지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2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

3 삼십 세 이상의 레위인을 세었더니 그 수가 삼만 팔천이었다.

4 다윗이 말했다. “이 중에 이만 사천 명은 여호와의 전 일을 감독하고, 육천 명은 지도자와 재판관이 되고,

5 사천 명은 문을 지키고, 사천 명은 내가 찬양하기 위해 만든 악기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레위인의 나이 기준은 민수기에서 30세에서 50세였다. 이 장의 뒷부분(24-27절)에서 다윗은 그 기준을 20세로 낮춘다. 이유를 본문이 설명한다 —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했으므로 더 이상 성막을 지고 이동할 필요가 없다. 성전 예배는 광야의 이동 예배와 성격이 다르다. 역대기 저자는 이 변화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규정으로 정당화한다.





게르손, 그핫, 므라리 자손들

6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Gershon)과 그핫(Kohath)과 므라리(Merari)에 따라 조로 나누었다.

7 게르손 자손은 라단(Ladan)과 시므이(Shimei)이다.

8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Jehiel)과 세담(Zetham)과 요엘(Joel), 셋이다.

9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Shelomoth)과 하시엘(Haziel)과 하란(Haran), 셋이다. 이들이 라단 족속의 우두머리들이다.

10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Jahath)과 시나(Zina)와 여우스(Jeush)와 브리아(Beriah), 넷이다.

11 야핫이 우두머리, 시사가 둘째였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자녀가 많지 않아 합쳐서 한 족속으로 계산했다.

12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Amram)과 이스할(Izhar)과 헤브론(Hebron)과 웃시엘(Uzziel), 넷이다.

13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Aaron)과 모세(Moses)이다.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구별되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하게 되었다.

14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15 모세의 아들들은 게르솜(Gershom)과 엘리에셀(Eliezer)이다.

16 게르솜의 자손은 스브엘(Shubael)이 우두머리.

17 엘리에셀의 자손 우두머리는 르하뱌(Rehabiah)였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뱌의 자손들이 매우 많았다.

18 이스할의 자손 우두머리는 슬로밋(Shelomith).

19 헤브론의 자손들은 여리야(Jeriah)가 우두머리, 아마랴(Amariah)가 둘째, 야하시엘(Jahaziel)이 셋째, 여가므암(Jekameam)이 넷째.

20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가(Micah)가 우두머리, 잇시야(Isshiah)가 둘째.

21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Mahli)와 무시(Mushi). 말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Eleazar)과 기스(Kish).

22 엘르아살이 아들 없이 죽었다. 딸들만 있었는데, 그들의 친족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장가들었다.

23 무시의 아들들은 말리와 에델(Eder)과 여리못(Jeremoth), 셋.





레위인의 직무 재조정

24 이들이 다윗이 계수한 레위의 자손들로, 이십 세 이상 여호와의 전 봉사를 위해 각각 그 일과 직분을 맡은 족속의 우두머리들이다.

25 다윗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고 영원히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26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성막과 그 모든 봉사에 쓰는 기구들을 이고 다닐 필요가 없다.”

27 다윗의 마지막 말에 의하면, 레위의 자손들은 이십 세 이상으로 세었다.





각 반열의 임무

28 레위인들의 자리는 아론 자손들 곁이다. 여호와의 전 뜰과 방들과 모든 거룩한 것들을 청결히 하는 일, 하나님의 전 봉사 일을 섬기는 것이었다.

29 진설병, 소제의 고운 밀가루, 누룩 없는 과자, 철판에 굽는 것, 기름 바른 것들, 모든 분량과 크기를 측량하는 것도 그들의 일이었다.

30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31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들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 때마다, 규정된 수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다.

32 그리하여 그들이 회막과 성소를 지키며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들을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에 힘썼다.

역대기가 이 긴 조직 목록을 기록한 이유 —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성전 예배의 질서를 새로 세워야 했다. 누가 어떤 직분을 맡는가, 어떤 가문이 어느 일을 하는가. 역대기의 이 목록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귀환 공동체의 직무 규정서 역할을 했다. “다윗이 정했다”는 권위가 그 규정을 정당화한다.



다음 장 — 제사장 반열. 아론의 자손들을 스물네 반열로 나눈다.




역대상 24장 — 스물네 반열


아론 자손들의 조직

1 아론의 자손들도 조로 나누었다.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Nadab)과 아비후(Abihu)와 엘르아살(Eleazar)과 이다말(Ithamar)이었다.

2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고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러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나답과 아비후 — 레위기 10장에서 그들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불”을 드리다가 즉사했다. “다른 불”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 죽음 이후 아론 자손의 제사장 계보는 두 아들에서 완전히 끊겼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통만 남았다. 이 두 계통이 스물네 반열의 뿌리다.

3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Zadok)과 이다말 자손 아히멜렉(Ahimelech)과 함께 그들을 그 섬기는 직분에 따라 조로 나누었다.

4 엘르아살 자손 중에 우두머리들이 이다말 자손 중에 우두머리들보다 많았다. 엘르아살 자손 중에 열여섯 족장이 있었고, 이다말 자손 중에는 여덟 족장이 있었다.

5 제비를 뽑아 공정하게 나누었다. 성소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에게도 이다말 자손에게도 함께 있었다.

6 레위 사람인 서기관 느다넬(Nethanel)의 아들 스마야(Shemaiah)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족속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그것을 기록했다. 엘르아살 자손에서 하나를 뽑고 이다말 자손에서 하나를 뽑는 방식이었다.





스물네 반열의 명단

7 첫째 제비는 여호야립(Jehoiarib), 둘째는 여다야(Jedaiah),

8 셋째는 하림(Harim), 넷째는 스오림(Seorim),

9 다섯째는 말기야(Malchijah), 여섯째는 미야민(Mijamin),

10 일곱째는 학고스(Hakkoz), 여덟째는 아비야(Abijah),

11 아홉째는 예수아(Jeshua), 열째는 스가냐(Shecaniah),

12 열한째는 엘리아십(Eliashib), 열두째는 야김(Jakim),

13 열세째는 훗바(Huppah), 열네째는 예세브압(Jeshebeab),

14 열다섯째는 빌가(Bilgah), 열여섯째는 임멜(Immer),

15 열일곱째는 헤실(Hezir), 열여덟째는 합비세스(Happizzez),

16 열아홉째는 브다히야(Pethahiah), 스무째는 여헤스겔(Jehezkel),

17 스물한째는 야긴(Jachin), 스물두째는 가물(Gamul),

18 스물세째는 들라야(Delaiah), 스물네째는 마아시야(Maaziah).





반열의 의미

19 이들이 그 직분을 따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규례를 따라 각자 정해진 때에 섬겼다.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여덟째 반열 — 아비야(Abijah). 누가복음 1장 5절에 이 이름이 다시 나온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 하는 자가 있었다.” 그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다. 세례 요한이다. 역대상 24장이 만든 스물네 반열이 수백 년을 내려와, 그 여덟 번째 자리에 있던 한 노인의 이야기로 신약과 연결된다. 다윗이 조직한 순서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그 자리에 세웠다.





나머지 레위인들

20 레위 자손들의 나머지는 이러하다. 아므람의 자손 중에는 수바엘(Shubael), 수바엘의 자손 중에는 예드야(Jehdeiah).

21 르하뱌의 자손 중에는 잇시야(Isshiah)가 우두머리.

22 이스할 자손들 중에는 슬로못(Shelomoth), 슬로못의 자손 중에는 야핫(Jahath).

23 헤브론 자손들은 여리야가 우두머리, 아마랴가 둘째, 야하시엘이 셋째, 여가므암이 넷째.

24 웃시엘의 아들들은 미가. 미가 자손 중에는 사밀(Shamir).

25 미가의 아우 잇시야, 잇시야의 자손 중에는 스가랴(Zechariah).

26 므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 야아시야(Jaaziah)의 아들들.

27 므라리의 자손 중에 야아시야에게서 난 자들은 소함(Shoham)과 삭굴(Zaccur)과 이브리(Ibri).

28 말리에게서는 엘르아살이 났는데 그는 아들이 없었다.

29 기스에게서는 여라므엘(Jerahmeel).

30 무시의 아들들은 말리와 에델과 여리못. 이들이 그들 족속대로 레위 자손들이다.

31 이들도 아론 자손들과 같이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들과 레위인 족속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장자와 막내를 균등하게 보았다.

스물네 반열 — 이 조직은 포로 귀환 이후에도 살아남았다.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서 귀환한 제사장 가문들 중 일부가 이 반열 이름과 겹친다. 헤롯 시대 성전에서도 이 반열 체계가 운용되었다. 요세푸스와 탈무드가 이를 증언한다. 다윗이 조직한 스물네 반열은 성전이 파괴되던 AD 70년까지 약 천 년 동안 지속되었다.



다음 장 — 성가대 반열. 헤만, 아삽, 여두둔 가문이 조를 이룬다.




역대상 25장 —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 조직

1 다윗과 군대 장관들이 아삽(Asaph)과 헤만(Heman)과 여두둔(Jeduthun)의 자손들을 구별하여 예언하게 했다.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고 섬기는 자들을 분리했다. 이 일을 맡을 자들의 수가 이러하다.

“예언하게 했다” — 음악과 예언이 한 단어 안에 묶여 있다. 히브리어 ’나바(נָבָא)’는 예언하다는 뜻이다. 성전 음악가들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해되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선지자 집단을 만나 수금과 북과 피리와 비파를 든 무리와 함께 예언했다는 장면이 이 연결의 배경이다. 음악적 예배와 예언적 선포는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지 않았다.

2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렐라인데,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아삽은 왕의 명을 따라 예언했다.

3 여두둔에게서는 여두둔의 아들들 그달리야(Gedaliah)와 스리, 여사야, 하사뱌, 맛디디야, 여섯 명이었다.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고 예언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4 헤만에게서는 헤만의 아들들 북기야(Bukkiah)와 맛다냐, 웃시엘, 스브엘, 여리못, 하나냐, 하나니, 엘리아다, 깃달디, 로맘디에셀, 요스브가사, 말로디, 호딜, 마하시옷이었다.

5 이 모든 자들은 헤만의 아들들이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왕의 선견자였다.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명의 아들들과 세 딸들을 주셨다.

6 이들이 모두 그들의 아버지들의 지휘 아래 여호와의 전에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하나님의 전 봉사를 위해 노래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 아래에 있었다.

7 이들과 형제들은 모두 여호와를 위해 노래하기를 훈련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의 수가 이백팔십팔 명이었다.





제비를 뽑아 정한 순서

8 그들은 어른이든 어린이든 훈련받은 자든 배우는 자든 가리지 않고 각자 직분을 위해 제비를 뽑았다.

9 첫째 제비는 아삽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Joseph)에게 돌아갔다. 둘째는 그달리야(Gedaliah) —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열두 명.

10 셋째는 삭굴(Zaccur)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1 넷째는 이스리(Izri)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2 다섯째는 느다냐(Nethani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3 여섯째는 북기야(Bukki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4 일곱째는 예사렐라(Jesarel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5 여덟째는 여사야(Jeshai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6 아홉째는 맛다냐(Mattani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7 열째는 시므이(Shimei)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8 열한째는 아사렐(Azarel)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19 열두째는 하사뱌(Hashabi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0 열세째는 수바엘(Shubael)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1 열네째는 맛디디야(Mattithi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2 열다섯째는 여레못(Jeremot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3 열여섯째는 하나냐(Hanani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4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Joshbekash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5 열여덟째는 하나니(Hanani)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6 열아홉째는 말로디(Mallothi)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7 스무째는 엘리아다(Eliatha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8 스물한째는 호딜(Hothir)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29 스물두째는 깃달디(Giddalti)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30 스물세째는 마하시옷(Mahazioth)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31 스물네째는 로맘디에셀(Romamti-ezer) —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두 명.

이백팔십팔 명이 스물네 반열로 나뉜다. 한 반열에 열두 명. 제사장 반열(24장)도 스물넷이었다. 제사장과 성가대가 같은 구조로 조직된다. 역대기는 음악이 희생제사와 동등한 무게를 지닌 예배의 요소임을 이 구조로 보여준다. 제단의 제사와 악기의 찬양은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은 위계로 서 있다.

제비뽑기 — “어른이든 어린이든 훈련받은 자든 배우는 자든 가리지 않고.” 반열의 순서는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제비로 결정되었다. 이 공정함의 원칙이 성전 조직에 명시되어 있다. 공정함이 신앙 공동체의 내부 질서에 속한다.



다음 장 — 문지기들과 재무 담당자들을 조직한다.




역대상 26장 — 문을 지키는 자들


문지기들의 조직

1 문지기들의 조는 이러하다. 고레 자손들 중에서 아삽(Asaph)의 후손 고레(Kore)의 아들 므셀레먀(Meshelemiah),

2 므셀레먀의 아들들은 만남 스가랴(Zechariah)가 장자, 여디아엘이 둘째, 스바댜가 셋째, 야느이엘이 넷째,

3 엘람이 다섯째, 여호하난이 여섯째, 엘여호에내가 일곱째.

4 오벳에돔(Obed-edom)의 아들들은 스마야가 장자, 여호사밧이 둘째, 요아가 셋째, 사갈이 넷째, 느다넬이 다섯째,

5 암미엘이 여섯째, 잇사갈이 일곱째, 브울두대가 여덟째.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오벳에돔 —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던 도중 웃사가 죽은 사건 이후(역대상 13장), 다윗이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두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을 복 주셨다. 오벳에돔은 그 경험의 사람이다. 역대기는 그를 문지기로 세운다. 직접 언약궤의 무게를 경험한 집안을 문에 세운 것이다.

6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그 족속을 지배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7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요 그의 형제들 엘리후와 스마갸가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8 이들은 다 오벳에돔의 자손들이었는데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능력 있는 자들로 직무를 감당할 자들이었다. 오벳에돔의 자손이 육십이 명이었다.

9 므셀레먀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여덟 명이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

10 므라리 자손인 호사(Hosah)에게도 아들들이 있었다. 시므리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11 힐기야가 둘째, 드발리야가 셋째, 스가랴가 넷째이었다.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셋이었다.





문지기들의 위치 배치

12 문지기들의 반열들이 그 우두머리들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직무를 형제들과 교대로 섬겼다.

13 크든 작든 각 족속에 따라 각 문에 제비를 뽑았다.

14 동쪽 제비는 슬레미야에게 돌아갔다.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는 지혜로운 모사로서 북쪽 제비가 돌아갔다.

15 오벳에돔에게는 남쪽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창고가 돌아갔다.

16 숩빔과 호사에게는 서쪽 문과 큰길 가에 있는 살레겟 문이 돌아갔다. 파수꾼들이 서로 마주 보았다.

17 동쪽에는 레위인이 날마다 여섯 명, 북쪽에는 날마다 넷, 남쪽에는 날마다 넷, 창고에는 둘씩 돌아가며,

18 서쪽 뜰의 복도에는 넷, 복도에는 둘이었다.

19 이것이 고라 자손들과 므라리 자손들의 문지기들의 조이었다.





재무 담당자들

20 레위 사람들 중에 아히야(Ahijah)가 하나님의 전 곳간과 거룩한 것들의 곳간을 맡았다.

21 라단의 자손들, 곧 게르손 사람 라단의 자손들 중에 게르손 사람 라단의 족속 우두머리들은 여히엘리(Jehieli)이었다.

22 여히엘리의 아들들 스담과 그의 형제 요엘이 여호와의 전 곳간을 맡았다.

23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웃시엘 자손들에게서는,

24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Shebuel)이 곳간들을 맡아 다스렸다.

25 그의 형제들인 엘리에셀에게서는 그의 아들 르하뱌, 그의 아들 여사야, 그의 아들 요람, 그의 아들 시그리, 그의 아들 슬로못이었다.

26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다윗 왕과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군대 장관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것들의 곳간을 맡았다.

27 전쟁 중에 얻은 노략물 중에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바친 것들이었다.

28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거룩하게 구별한 모든 것들도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관리했다.





외부 업무 담당자들

29 이스할 자손들 중에서 그나냐(Chenaniah)와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외부 일 곧 지도자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다.

30 헤브론 자손들 중에서 하사뱌(Hashabiah)와 그의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 천칠백 명이 이스라엘 서쪽, 요단 이편에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다.

31 헤브론 자손들 중에서는 여리야(Jerijah)가 우두머리였다. 다윗 왕 사십 년에 그들을 찾아 분류했는데, 길르앗 야셀(Jazer)에서 능력 있는 자들이 발견되었다.

32 그의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이천칠백 명으로 족속의 우두머리들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Reuben)과 갓(Gad)과 므낫세(Manasseh) 반 지파를 다스리게 했다. 모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겼다.

이 장이 담은 질서의 규모를 생각해 보자. 문지기, 곳간 관리자, 외부 업무 담당자 — 성전 운영은 단지 제의적 차원이 아니었다. 재정, 보안, 행정, 지역 관리가 함께 조직되었다. 이스라엘 국가와 성전은 분리되지 않았다. 역대기가 이 세세한 목록을 기록한 이유는 포로 귀환 이후 재건해야 할 공동체를 위한 청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가문이 어떤 직무를 맡는지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다음 장 — 군대와 행정 조직. 월별로 교대하는 군사 편제가 나온다.




역대상 27장 — 달마다 교대하는 나라


월별 군사 편제

1 이스라엘의 자손들, 곧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왕에게 모든 반열 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달마다 교대했다. 각 반열은 이만 사천 명이었고 일 년 열두 달이었다.

2 첫째 달 첫 반열의 지도자는 삽디엘(Zabdiel)의 아들 야소브암(Jashobeam)이었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3 그는 베레스 자손들 중에서 첫째 달 군대 장관의 우두머리였다.

4 둘째 달 반열의 지도자는 아호아 사람 도대(Dodai)였다. 믹롯(Mikloth)이 그 반열의 지도자였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5 셋째 달의 세 번째 군대 지도자는 제사장 여호야다(Jehoiada)의 아들 브나야(Benaiah)였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6 이 브나야는 삼십 명 중에 용사요 삼십 명 위에 있었다. 그의 반열에는 그의 아들 아미사밧(Ammizabad)이 있었다.

7 넷째 달 지도자는 스루야(Zeruiah)의 아들 요압(Joab)의 아우 아사헬(Asahel)이었다. 그 후에는 그의 아들 스바댜(Zebadiah)가 뒤를 이었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8 다섯째 달 지도자는 이스라엘 사람 삼훗(Shamhuth)이었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9 여섯째 달 지도자는 익게스(Ikkesh)의 아들 드고아 사람 이라(Ira)였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10 일곱째 달 지도자는 에브라임 자손들 중에서 블론 사람 헬레스(Helez)였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11 여덟째 달 지도자는 세라 자손들 중에서 후사 사람 십브개(Sibbecai)였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12 아홉째 달 지도자는 베냐민 자손들 중에서 아낫돗(Anathoth) 사람 아비에셀(Abiezer)이었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13 열째 달 지도자는 세라 자손들 중에서 느도바 사람 마하래(Maharai)였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14 열한째 달 지도자는 에브라임 자손들 중에서 비라돈 사람 브나야(Benaiah)였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15 열두째 달 지도자는 옷니엘(Othniel) 자손들 중에서 느도바 사람 헬대(Heldai)였다. 그의 반열에는 이만 사천 명이 있었다.

열두 반열, 각각 이만 사천 명. 계산하면 총 이십팔만 팔천 명이다. 이것은 상비군이 아니라 예비군 순환제에 가깝다. 한 달에 한 반열씩 복무하고 교대한다. 국가가 상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하는 대신, 각 지파에서 교대로 봉사하는 방식이다. 이스라엘 전통의 민병대 개념과 다윗의 중앙집권적 조직이 절충된 체계다.





이스라엘 지파 관리자들

16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르우벤은 시그리(Zichri)의 아들 엘리에셀(Eliezer), 시므온은 마아가(Maacah)의 아들 스바댜(Shephatiah),

17 레위는 그무엘(Kemuel)의 아들 하사뱌(Hashabiah), 아론은 사독(Zadok),

18 유다는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엘리후(Elihu), 잇사갈은 미가엘(Michael)의 아들 오므리(Omri),

19 스불론은 오바댜(Obadiah)의 아들 이스마야(Ishmaiah), 납달리는 아스리엘(Azriel)의 아들 여레못(Jeremoth),

20 에브라임은 아사시야(Azaziah)의 아들 호세아(Hoshea), 므낫세 반 지파는 브다야(Pedaiah)의 아들 요엘(Joel),

21 길르앗의 므낫세 반 지파는 스가랴(Zechariah)의 아들 잇도(Iddo), 베냐민은 아브넬(Abner)의 아들 야아시엘(Jaasiel),

22 단은 여로함(Jeroham)의 아들 아사렐(Azarel). 이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이었다.

23 다윗이 이십 세 미만은 그 수를 세지 않았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24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세기를 시작했으나 마치지 못했다. 이 인구조사로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기 때문이다. 그 수가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다.





왕의 재산 관리자들

25 왕의 곳간들은 아디엘(Adiel)의 아들 아스마웻(Azmaveth)이 맡았다. 지방과 성읍들과 마을들과 요새들의 곳간들은 웃시야(Uzziah)의 아들 요나단(Jonathan)이 맡았다.

26 밭을 갈아 농사짓는 자들은 글룹(Chelub)의 아들 에스리(Ezri)가 맡았다.

27 포도원들은 라마 사람 시므이(Shimei)가 맡았다. 포도원의 창고에 있는 포도주는 스밤 사람 삽디(Zabdi)가 맡았다.

28 서쪽 평원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들은 게델 사람 바알하난(Baal-hanan)이 맡았다. 기름 창고들은 요아스(Joash)가 맡았다.

29 사론에서 풀을 먹는 소들은 사론 사람 시드래(Shitrai)가 맡았다. 골짜기들의 소들은 아들래(Adlai)의 아들 사밧(Shaphat)이 맡았다.

30 낙타들은 이스마엘 사람 오빌(Obil)이 맡았다. 나귀들은 므로놋 사람 예드야(Jehdeiah)가 맡았다.

31 양떼들은 하갈 사람 야시스(Jaziz)가 맡았다. 이들은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었다.





왕의 고문들

32 다윗의 삼촌 요나단(Jonathan)은 지혜롭고 서기관이었다. 그는 왕의 고문이었다. 하그몬(Hachmoni)의 아들 여히엘(Jehiel)은 왕자들을 모셨다.

33 아히도벨(Ahithophel)은 왕의 모사였다. 아렉(Archi) 사람 후새(Hushai)는 왕의 친구였다.

34 아히도벨 다음에는 브나야(Benaiah)의 아들 여호야다(Jehoiada)와 아비아달(Abiathar)이 있었다. 요압은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다.

아히도벨의 이름이 여기 고문 목록에 평온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사무엘하 독자들에게 이 이름은 다르게 들린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 그 배신 이후 후새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역대기는 그 반란을 기록하지 않는다. 아히도벨의 이름 앞에 배신의 그림자가 없다. 역대기가 선택한 침묵이 이 이름을 다르게 보이게 한다.



다음 장 —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청사진을 넘긴다.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다.




역대상 28장 — 청사진을 넘기다


마지막 집회

1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았다. 지파의 지도자들과 왕을 섬기는 반열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들의 재산과 짐승들을 맡은 자들과 내시들과 용사들과 모든 용사들이었다.

2 다윗 왕이 일어서서 말했다.

“내 형제들과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 될 성소를 지어 여호와를 위하여 안치할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건축할 준비를 했다.

3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한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4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 온 집에서 나를 선택하셔서 영원히 왕이 되게 하셨다. 유다를 지도자로 선택하셨고, 유다 집안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선택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기뻐하셨다.

5 여호와가 내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히기를 기뻐하셨다.

6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전과 뜰을 건축할 것이니, 내가 그를 내 아들로 선택하였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7 그가 오늘과 같이 내 계명과 규례를 굳게 지키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하셨다.”

다윗이 이 고별사를 할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을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역대기는 그가 죽을 때 나이가 일흔이었다고 29장 28절에서 기록한다. 역대상 29장이 마지막이다. 이 28장의 연설이 그의 생의 마지막 공적 선언이다. 사무엘서의 다윗 만년은 밧세바와 아도니야와 솔로몬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복잡하다. 역대기는 그 모든 내부 갈등을 지운다. 노년의 다윗은 침대 위에서 노쇠하게 떨지 않는다. 그는 일어서서 연설하고, 청사진을 넘기고, 공동체를 격려한다.





솔로몬에게 직접

8 “이제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듣는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이 좋은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남길 것이다.

9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즐거운 뜻으로 섬기라.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살피고 모든 의도와 생각을 감찰하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주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를 떠나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10 이제 조심하라. 여호와가 성소를 지을 자로 너를 선택하셨다. 강하게 행하라.”





청사진 인계

11 다윗이 성전의 현관과 그 방들과 보관소와 다락방과 안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다.

12 성령으로 그에게 임한 모든 것들, 곧 여호와의 전 뜰과 사방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전 곳간들과 거룩한 것들의 곳간들에 대한 설계도도 주었다.

13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들에 대한 것과 여호와의 전 봉사의 모든 일에 대한 것과 여호와의 전 봉사에 쓰는 모든 기구들에 대한 것도 주었다.

14 각 종류의 봉사에 쓸 금 기구들의 금의 중량을 정해 주었고, 각 종류의 봉사에 쓸 은 기구들의 은의 중량을 정해 주었다.

15 금 등잔대들과 금 등잔들의 중량을 정해 주었다. 각 등잔대와 그것들의 등잔들에 따라서. 은 등잔대는 각 등잔대와 그것들의 등잔들에 따라서 은의 중량을 정해 주었다.

16 진설병 상들마다 금의 중량을, 은 상들의 은의 중량도 정해 주었다.

17 순금 갈고리들과 대접들과 항아리들의 금의 중량을 정해 주었다. 각 금잔의 중량과 각 은잔의 중량도.

18 향단을 위한 불린 금의 중량을 정해 주었다. 날개를 펼쳐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그룹들의 병거를 위한 설계도도 정해 주었다.

19 다윗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나로 이해하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일의 공사에 대한 설계도를.”

이 장면은 출애굽기 25장과 구조가 평행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받았다.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模樣)대로 장막을 지어라”(출 25:9). 다윗이 받은 것도 같은 성격이다. 손으로 그린 도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사진이다. 역대기는 이것을 “성령으로”(히브리어 ‘루아흐’ — 영, 바람) 임한 것이라 표현한다. 출애굽기의 성막 설계와 역대기의 성전 설계는 같은 원천에서 온다는 신학이 여기 있다. 모세와 다윗이 같은 역할로 나란히 선다.





마지막 격려

20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다. “강하고 담대하며 행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여호와의 전 봉사의 모든 일이 마칠 때까지다.

21 보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반열들이 하나님의 전의 모든 봉사를 위해 있다. 모든 자원하는 자들이 모든 직무를 위해 너와 함께 있다. 지도자들과 온 백성도 네 모든 말에 따를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다(신명기 31장 6, 7, 23절). 여호수아가 군사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다(여호수아 1장 6절).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마다 반복된다. 새로운 지도자에게 리더십이 이전될 때 이 말이 나온다.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두려움 안에서 행동하라는 명령이다.



다음 장 — 다윗의 마지막 기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역대상 29장 — 모든 것이 주의 것


백성의 헌금

1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말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나 그는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 이 일이 크니,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2 내가 있는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준비했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마노와 꽂을 수 있는 보석들과 채색 보석들과 여러 가지 귀한 돌과 대리석을 많이 준비했다.

3 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므로 나의 사유 재산인 금과 은도 드린다. 내가 거룩한 전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 외에 이것도 드린다.

4 곧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로 성전 벽들을 입히려 한다.

5 금 기구들을 위한 금, 은 기구들을 위한 은, 그리고 장인들이 만드는 모든 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오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겠느냐?”

6 족속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도자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자원했다.

7 하나님의 전 봉사를 위해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드라크마와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렸다.

8 보석들을 가진 자들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Jehiel)이 관리하는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다.

9 백성이 기뻐했다. 그것들을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이었다.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기 때문이었다. 다윗 왕도 크게 기뻐했다.

숫자들이 압도적이다. 금만 삼천 달란트 — 다윗의 개인 헌금이다. 지도자들까지 합치면 금 오천 달란트 이상. 달란트 하나가 약 34킬로그램이니, 금만 수백 톤이다. 이 숫자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한지 학자들의 논쟁이 있다. 그러나 역대기가 이 숫자를 기록한 이유는 통계 정확성이 아니다. 공동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했다는 장면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자발성이 핵심이다. 세금이 아니라 헌물이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

10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11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주는 만물보다 높으시고 모든 것의 머리이십니다.

12 부유함과 영광이 주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에 모든 것을 위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3 이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14 나는 누구이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이처럼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5 우리는 주 앞에서 나그네이며 떠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의 날들이 땅 위의 그림자와 같고 소망이 없습니다.

16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이 모든 풍성함이 주의 손에서 왔고, 다 주의 것입니다.

17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진실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원하여 주께 드리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보았습니다.

18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마음과 생각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서 영원히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소서.

19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들과 법도들과 규례들을 지키게 하시고, 모두 이행하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11절 —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끝에 붙은 주기도문의 송영과 비교해 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은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되었다. 그 원형이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에서 기독교 예배의 한 형식이 나왔다. 두 본문은 약 육백 년의 시간 차이를 넘어 같은 고백을 공유한다.

14절 —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헌금 신학의 원형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독립적인 공헌이 아니다. 이미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직. 다윗은 이 고백을 삶의 마지막 순간에 했다. 가장 큰 준비를 다 마친 뒤에 한 고백이다.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자의 말이 아니다. 가장 많이 준비한 자의 말이다.





솔로몬의 즉위

20 다윗이 온 회중에게 말했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온 회중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몸을 굽혀 왕에게도 절했다.

21 그들이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로 황소 천 마리, 숫양 천 마리, 어린 양 천 마리와 그것들을 위한 전제를 드렸다. 또 많은 제사를 온 이스라엘을 위해 드렸다.

22 그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다.

그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두 번째로 왕으로 삼았다. 여호와 앞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사독(Zadok)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삼았다.

23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왕좌에 앉아 형통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순종했다.

24 모든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다윗 왕의 아들들이 다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

25 여호와가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눈에 위대하게 하셨다. 이전 이스라엘 어떤 왕도 갖지 못했던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다윗의 죽음

26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7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사십 년이었다. 헤브론(Hebron)에서 칠 년, 예루살렘에서 삼십삼 년이었다.

28 그가 좋은 나이에 죽었다. 날이 가득 차고 부유함과 영광을 누렸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9 다윗 왕의 처음부터 나중까지의 사적은 선견자 사무엘(Samuel)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Nathan · ㉸ 나탄)의 기록과 선견자 갓(Gad)의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30 그의 온 통치와 그의 능력과 그와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들에 임한 사건들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 절 — “선견자 사무엘의 기록과 선지자 나단의 기록과 선견자 갓의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덧붙인다. “그가 본 환상.” 이 책들은 지금 우리에게 없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남아 있지만, 역대기 저자가 참조한 나단과 갓의 독립된 기록들은 사라졌다.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 중 살아남은 것보다 사라진 것이 더 많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남겨진 조각들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가 본 환상” — 그 환상들이 무엇이었는지, 책들이 사라지면서 알 수 없게 되었다. 잃어버린 책들의 흔적이다.

역대상은 여기서 끝난다. 다윗의 죽음이 이렇게 단정하다. 슬픔도 없고, 갈등도 없고, 침대 위의 신음도 없다. 기도하고, 솔로몬을 세우고, 기뻐하고, 죽었다. 역대기가 선택한 다윗의 마지막 얼굴이다. 성전을 준비한 자. 예배를 조직한 자. 기도한 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한 자. 그것이 역대기 다윗의 초상이다.



역대하로 이어진다 —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한다. 다윗이 준비한 것이 현실이 된다.


[image: 역대하 표지]








역대하

솔로몬에서 포로까지 — 유다 왕국의 신학적 회고.




역대하 조망

역대하는 솔로몬의 즉위·성전 건축에서 시작해 남왕국 유다의 모든 왕을 다룬다(북왕국은 거의 빠진다). 마지막 장에서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 — 귀환과 성전 재건 명령 — 으로 끝난다. 한 시대의 종말이 새 시대의 약속과 겹치는 결말.


1부 · 솔로몬 (1~9장)

지혜·성전·시바 여왕



2부 · 분열 후 유다 (10~28장)

르호보암부터 아하스까지



3부 · 개혁과 멸망 (29~36장)

히스기야·요시야·바벨론, 고레스 칙령




역대하 1장 — 기브온의 꿈, 지혜를 고르다


솔로몬이 굳건해지다

1 솔로몬(Solomon)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뒤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셨다. 그를 크게 높이셨다.

2 솔로몬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 천부장과 백부장, 재판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족장에게 말을 전했다.

3 솔로몬과 그와 함께한 온 회중이 기브온(Gibeon)의 산당으로 갔다.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세 여호와의 종이 광야에서 만든 것이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 약 9킬로미터 지점의 고지대 도시다. 현대 이스라엘의 엘지브(El-Jib) 근처에 해당한다. 열왕기상 3장에도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은 기브온이 “큰 산당”이었다고만 말한다. 역대기는 왜 기브온인지를 설명한다 — 모세 시대의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 온 장막이 있었다. 두 성소가 동시에 존재하던 과도기였다.

4 하나님의 궤는 기럇여아림(Kiriath-jearim · ㉸ 키르얏 여아림)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려온 후 다윗이 장막을 친 곳에 있었다.

5 놋 제단은 훌(Hur)의 손자요 우리(Uri)의 아들 브살렐(Bezalel · ㉸ 브찰렐)이 만든 것으로 기브온에 있었다. 솔로몬과 회중이 거기서 여호와를 찾았다.

6 솔로몬이 여호와 앞 회막의 놋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천 마리의 번제물을 올렸다.

천 마리는 단순한 경건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다. 새 왕이 즉위하면서 신에게 대규모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고대 근동의 공통된 즉위 의례였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솔로몬은 이 행위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여호와에게 위탁하는 것이다.





기브온의 꿈

7 그 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여라.”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했다.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저를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9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10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백성 앞에서 나가고 들어올 줄 알게 하소서. 이 크고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 역대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한다. 표현이 다르지만 뜻은 같다. 역대기는 이 기도를 포로 귀환 공동체의 언어로 다시 쓴다 — 리더십의 자질로서의 지혜. 바빌론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다시 나라를 세워야 했다. 지혜 있는 지도자가 절실했다. 솔로몬의 요청이 그들 자신의 기도였다.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네 마음에 있었구나. 부도 재물도 영광도 구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않고 —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은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12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이 네게 주어질 것이다. 또 나는 네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 것이다. 너보다 앞서 있던 어떤 왕도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고, 네 다음에 오는 자도 그러할 것이다.”

13 솔로몬이 기브온의 산당과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의 부

14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모았다. 병거는 천사백 대요, 기병은 만이천 명이었다. 병거 성읍들과 예루살렘 왕 곁에 두었다.

15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

이 두 절은 솔로몬의 부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짧고 강렬한 요약이다. “돌처럼 흔한 은금” — 과장이지만 솔로몬 시대 교역의 규모를 반영한다. 오빌 금광, 두로의 해상 교역, 아라비아 교역로가 모두 예루살렘을 거쳤다. 고고학적으로 솔로몬 시대로 추정되는 므깃도, 하솔, 게셀의 성문 유적은 대규모 국가 인프라 투자의 흔적이다.

16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와 구에(Kue · ㉸ 코에)에서 왔다. 왕의 상인들이 구에에서 값을 치르고 사 왔다.

17 이집트에서 병거 한 대는 은 육백 세겔, 말 한 마리는 백오십 세겔이었다. 헷 왕들과 아람 왕들도 그들을 통해 수출되었다.

구에는 소아시아 남부 킬리키아 지방, 오늘날 터키 남부 해안 지대다. 이집트에서 말과 병거를, 구에에서 다른 군사 물자를 수입하여 북쪽 헷 왕국과 아람에 되파는 중개무역 — 솔로몬은 국제 무기 중개상이기도 했다. 역대기는 이 사실을 단순히 기록한다. 열왕기상 10장 28-29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다음 장 —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 두로 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낸다. 목재와 장인을 요청하는 외교 서한이 오간다.




역대하 2장 — 두로와의 협약, 성전을 위한 준비


솔로몬의 결심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했다.

2 솔로몬이 짐 지는 자 칠만 명, 산에서 돌을 찍는 자 팔만 명, 그들을 감독할 자 삼천육백 명을 징집했다.

이 숫자들은 열왕기상 5장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열왕기상에서 감독관은 삼천삼백 명이다. 역대기는 삼천육백 명이라고 한다. 숫자의 차이는 텍스트 전승 과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두 저자가 다른 자료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역대기는 전체 노동력 규모를 더 상세하게 기록한다.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공동체에게, 이 거대한 노동 동원의 이야기는 영감의 원천이었다.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낸 편지

3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Huram · ㉸ 히람)에게 사절을 보내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가 거할 궁전을 짓도록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오.

4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 앞에 향품 분향하고 항상 떡을 드리며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초하루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마다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입니다.

5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를 능히 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그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그 앞에 분향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7 그러니 당신은 내게 금, 은, 구리, 철로 만드는 일과 자주색, 진홍색, 청색 실로 짜는 일에 능숙하고 조각 기술이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내 아버지 다윗이 예비해 둔 숙련된 장인들과 함께 일하게 하려 합니다.

8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algum · ㉸ 알곰나무)을 보내 주시오. 당신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벌목하는 일에 능숙한 줄 압니다. 나의 종들이 함께 일할 것입니다.

9 많은 목재를 내게 보내 주시오. 내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크고 웅장해야 합니다.

10 당신의 종들 곧 벌목꾼들에게는 밀 이만 고르, 보리 이만 고르, 포도주 이만 밧, 기름 이만 밧을 드리겠습니다.”

후람(Hiram/Huram)은 두로의 왕이다. 두로는 현대 레바논 남부 해안의 항구 도시 수르(Tyre)다.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로,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알파벳 문자를 전파한 해양 문명이었다. 페니키아 알파벳은 그리스 알파벳의 직접 조상이고, 그리스 알파벳이 라틴 알파벳이 되었다. 솔로몬이 협력을 요청한 나라는 고대 세계의 가장 앞선 기술 문명 중 하나였다.





후람의 답신

11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보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12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가 다윗 왕에게 지혜롭고 분별 있고 총명한 아들을 주셔서 여호와를 위한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13 이제 내가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장인 한 명을 보냅니다. 후람아비(Huram-abi)입니다.

14 그는 단 지파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금, 은, 구리, 철, 돌, 나무, 자주색 실과 청색 실, 고운 베와 진홍색 실로 일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모든 조각과 설계에 정통합니다. 당신의 장인들과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의 장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15 이제 내 주인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종들에게 보내 주십시오.

16 우리는 레바논에서 당신이 필요한 만큼 목재를 베어 바다에 띄워 욥바까지 뗏목으로 보내겠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운반하십시오.”

후람아비는 솔로몬 성전의 수석 장인이었다. 역대기는 그를 단 지파 여인의 아들이라 하고, 열왕기상 7장 14절은 납달리 지파 여인의 아들이라 한다. 두 본문이 다르다. 이 차이는 텍스트 역사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다. 일부 학자들은 역대기 저자가 단을 언급함으로써 성막 장인 브살렐과 짝을 이루는 오홀리압(출 31:6, 단 지파)을 암시하려 했다고 본다. 성전이 광야 성막의 완성이라는 신학이 배경에 있다.





노동자 징집

17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이방인을 인구 조사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했던 조사에 이어서였다. 총 십오만 삼천육백 명이었다.

18 그 중 칠만 명을 짐 지는 자로, 팔만 명을 산에서 돌 찍는 자로, 삼천육백 명을 백성을 부리는 감독자로 삼았다.

역대기는 이 강제 노동의 대상이 이방인임을 명시한다. 열왕기상 5장 13-18절과 비교하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열왕기상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도 부역에 동원되었다고 읽힐 수 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사람을 부역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이 부분을 수정했다는 해석이 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정체성의 순수성은 민감한 주제였다. 역대기 저자는 이 민감성 위에서 글을 쓴다.



다음 장 —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역대기만이 그 장소를 “모리아산”으로 명시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산이다.




역대하 3장 — 모리아산 위의 성전


건축이 시작되다

1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Moriah · ㉸ 모리야)산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 산은 여호와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Ornan)의 타작 마당이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예비해 두었다.

이것이 역대기가 세계 종교사에 남긴 가장 중요한 주석 중 하나다. 열왕기상 6장은 성전의 위치를 예루살렘이라고만 한다. 역대기만이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을 명시한다. 모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성경의 다른 곳은 창세기 22장 2절뿐이다 —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주는 산 위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산,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의 재앙을 막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아라우나(오르난)의 타작 마당 — 역대기는 이 세 사건이 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연결한다. 현재 예루살렘 구도시의 바위 돔(Dome of the Rock)이 세워진 자리가 바로 이곳으로 여겨진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 모두에게 가장 성스러운 장소가 이 한 곳에 겹쳐 있다.

2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사 년째 이월 초이틀에 건축을 시작했다.





성전의 규격

3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기초를 놓은 규격은 이러하다. 길이 육십 규빗, 너비 이십 규빗이었다. 이것은 옛 척도 규빗이다.

4 그 앞에 있는 현관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아 이십 규빗이요, 높이는 이백이십 규빗이었다. 안쪽에는 순금을 입혔다.

이백이십 규빗이라는 현관 높이는 약 100미터에 달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여서 많은 학자들이 필사 오류일 것으로 본다. 칠십인역(그리스어 구약)은 이십 규빗으로 읽는다. 역대기 텍스트의 전승 과정에서 숫자가 변형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5 큰 성전 본당에는 잣나무 판자를 대고 그 위에 순금을 입혀 종려나무와 사슬 무늬를 새겼다.

6 보석들로 성전을 꾸몄다. 바르와임(Parvaim · ㉸ 파르와임)의 금으로 마감했다.

7 성전 서까래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을 입혔다.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다.





지성소

8 지성소를 만들었다. 길이 이십 규빗, 너비 이십 규빗으로 성전의 너비와 같았다. 순금 육백 달란트로 지성소를 입혔다.

9 못의 무게는 금 오십 세겔이었다. 다락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10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조각하여 금으로 입혔다.

11 그룹들의 날개 길이는 합해 이십 규빗이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섯 규빗으로 성전 벽에 닿았고, 다른 쪽 날개도 다섯 규빗으로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12 다른 그룹의 날개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은 다섯 규빗으로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도 다섯 규빗으로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13 이 그룹들의 날개를 펼치면 이십 규빗이 되었다. 발은 서 있는 자세였고 얼굴은 본당 쪽을 향했다.

그룹(cherubim · 케루빔)은 날개 달린 수호 존재다. 고대 근동 전역의 신전에서 그 형상이 발견된다. 앗수르와 바빌론의 신전 입구를 지키던 라마수(인간 얼굴에 황소 몸통, 독수리 날개를 가진 존재)와 유사하다. 이집트 신전의 벽화에도 날개 달린 수호 존재들이 등장한다. 이스라엘의 그룹은 이 공통된 고대 근동 도상(圖像) 전통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룹은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존재였다.

14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과 고운 베로 휘장을 만들었다. 그 위에 그룹들을 수놓았다.





두 기둥

15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 높이가 각각 삼십오 규빗이요 그 꼭대기 머리가 다섯 규빗이었다.

16 사슬 무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르고 석류 백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

17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다.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Jachin · ㉸ 야킨)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Boaz · ㉸ 보아즈)라 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 기둥이 서 있던 자리는 성전 입구 양쪽이다. 이 기둥들의 정확한 기능은 논쟁거리다 —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능이었는지, 독립적으로 서 있는 기념 기둥이었는지. 고대 근동의 신전 입구에 독립 기둥을 세우는 전통이 있었다. 페니키아 신전 유적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발견된다. 두 이름은 성전 봉헌의 선포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 “여호와가 세우시며, 그 안에 힘이 있다.”



다음 장 — 성전 안팎을 채울 기물들이 만들어진다. 놋바다와 열 개의 분향단, 열 개의 등잔대가 제작된다.




역대하 4장 — 놋바다와 성전 기물들


번제단과 놋바다

1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 이십 규빗, 너비 이십 규빗, 높이 열 규빗이었다.

2 놋으로 원형의 큰 물그릇을 만들었다. 바다(the Sea)라고 불렸다.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직경이 열 규빗, 높이 다섯 규빗이었다. 둘레는 서른 규빗짜리 줄로 쟀다.

“놋바다” — 이 이름은 성경의 상징 언어에서 특별한 무게를 갖는다. 히브리어로 바다는 얌(yam)이다. 가나안 신화에서 얌은 혼돈의 신이자 바다의 신이었다. 솔로몬이 성전 뜰에 “바다”를 놓은 것은 혼돈의 물을 신의 통제 아래 두는 신학적 선언이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도 신이 혼돈의 물을 제압하는 이야기(에누마 엘리시)가 있다. 성전 뜰에 놓인 이 거대한 물그릇은 단순한 제의 기물이 아니라 우주론적 상징이었다.

3 그 아래에 소 형상 둘이 있었다. 한 규빗에 소 열 마리씩 빙 둘러 놓았다. 소들이 두 줄로 그 바다를 받치고 있었다. 그것들은 놋바다를 부을 때 함께 부어 만들었다.

4 그 바다는 소 열두 마리 위에 놓였다. 세 마리는 북을 향하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했다. 바다가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소들의 뒷부분은 안으로 향했다.

5 두께가 한 손바닥이었다. 가장자리는 백합화 같은 형상이었다. 그 그릇에는 물 삼천 밧이 들어갔다.

삼천 밧은 약 66,000리터다. 실제로 그것을 담는 용기로 쓰였는지, 상징적인 규모 표현인지는 불분명하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했을 것이다. 출애굽기 30장에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으라는 명령이 있다. 성전의 놋바다는 그 명령의 장대한 실현이다.





열 개의 물두멍

6 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었다.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번제물을 씻기 위한 것이었다.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다.

7 명령된 대로 금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다.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8 상 열 개를 만들어 성전 안에 두었다. 다섯 개는 오른쪽에, 다섯 개는 왼쪽에 두었다. 금 대접 백 개를 만들었다.





제사장 뜰과 놋 기물

9 제사장들의 뜰과 큰 뜰을 만들었다. 뜰 문들을 만들어 놋으로 입혔다.

10 바다를 성전 오른쪽, 즉 동남쪽에 두었다.

11 후람아비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다.

12 두 기둥과 두 기둥 꼭대기에 얹힌 두 그릇 모양 머리와 두 기둥 꼭대기의 그릇 모양 머리를 덮는 두 격자 그물과

13 두 그물에 달린 석류 사백 개 — 각 그물마다 두 줄로 석류를 달아 두 기둥 위의 그릇 모양 머리를 덮었다.

14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물두멍을 만들었다.

15 바다 하나와 그 아래의 소 열두 마리를 만들었다.

16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그 모든 기물들을 후람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었다. 빛나는 놋으로 만들었다.

17 왕이 요단(Jordan · ㉸ 요르단) 평지에서 숙곳(Succoth · ㉸ 수콧)과 스레다(Zeredah · ㉸ 체레다) 사이에서 그것들을 주조했다.

18 솔로몬이 이 모든 기물을 매우 많이 만들어서 놋의 무게를 측량하지 않았다.





성전 안의 금 기물

19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모든 기물을 만들었다.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20 내소 앞에서 규례에 따라 켜는 등잔대와 등잔들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21 꽃 모양과 등잔과 집게는 순금이었다.

22 심지 자르는 도구, 대접, 향로, 불 옮기는 그릇도 정금이었다. 성전 바깥 문과 지성소 문과 성전 본당의 문도 금으로 입혔다.

역대기는 성전의 물질적 웅장함을 기술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쏟는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기록이 아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했다. 에스라 3장 12절에서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새 성전의 기초를 보고 통곡했다고 기록한다. 역대기가 솔로몬 성전을 이토록 상세히 기술하는 것은 귀환 공동체에게 원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영광을 지향하도록 이끄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 장 — 완성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한다.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운다.




역대하 5장 — 언약궤가 들어오다, 영광이 가득 차다


성전이 완성되다

1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모든 공사가 끝났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물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두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해 평생 자재를 모았다. 역대기상 22장과 28-29장에 걸쳐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금, 은, 돌, 목재를 준비했는지 상세히 기록된다.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은 다윗이 준비한 성전이기도 했다. 역대기의 이 강조는 신학적이다 — 다윗 언약의 연속성. 건축자는 아들이지만 준비자는 아버지였다.





언약궤를 안치하다

2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Zion)에서 메어 올리려 함이었다.

3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

4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이르렀다. 레위인들이 궤를 멨다.

5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메어 올렸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메어 올렸다.

6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제사로 드렸다.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7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가져왔다.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아래였다.

8 그룹들이 날개를 펼쳐 궤 위에서 덮었다. 위에서 궤와 채들을 감쌌다.

9 채들이 길어서 그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였으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들은 오늘까지 거기 있다.

10 그 궤 안에는 돌판 둘밖에 없었다.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여호와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였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돌판뿐이라고 역대기는 기록한다. 이 진술은 열왕기상 8장 9절과 동일하다. 히브리서 9장 4절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도 있었다고 전한다 — 두 전통이 다르다. 언약궤는 BC 587년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행방이 끊긴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악숨(Axum)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하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한다. 역대기를 읽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언약궤는 없었다. 그 부재는 그 자체로 상처였다.





제사장들이 나오다

11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다. 거기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반열의 순서를 가리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12 레위인 찬양대들 — 아삽(Asaph)과 헤만(Heman)과 여두둔(Jeduthun · ㉸ 여두툰)과 그들의 자손들과 형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다. 그들 곁에 나팔 부는 제사장 백이십 명이 있었다.

13 나팔 부는 자들과 찬양대가 한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했다. 나팔과 제금과 악기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를 찬양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14 구름으로 인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찼기 때문이었다.

구름은 히브리 성경에서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강렬한 표상이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광야의 성막이 완성될 때 구름이 가득 차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출 40:35). 같은 장면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반복된다. 역대기 저자는 이 평행을 의도했다 — 성막에서 성전으로의 연속성.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이 아니라 언약의 충실함을 따라 움직인다. 에스겔 10-11장에서 그 영광은 성전을 떠난다. BC 587년 성전이 불탈 때 하나님이 먼저 떠나셨다. 역대기를 쓰는 시점에 그 영광이 돌아올 것인가 — 이것이 포로 귀환 공동체의 가장 깊은 질문이었다.



다음 장 —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린다. 열왕기상 8장과 평행하지만 역대기의 강조점은 조금 다르다.




역대하 6장 — 솔로몬의 봉헌 기도


구름 속에서

1 솔로몬이 말했다.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 계실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가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3 왕이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 섰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서 있었다. 왕이 복을 빌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4 솔로몬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5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려온 날부터 내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6 그러나 예루살렘을 선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7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8 여호와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는 뜻이 좋도다.

9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아들 —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10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1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여호와의 언약이 담긴 궤를 그 안에 두었습니다.”

역대기의 봉헌 기도는 열왕기상 8장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열왕기상 8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어느 지파 중 아무 성읍도 선택하지 않았다”고만 한다. 역대기 6장 5절은 거기에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를 더한다. 그리고 6절에서 “그러나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다윗을 선택했다”고 명시한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선택과 다윗의 선택을 병렬로 강조한다 — 장소와 사람, 둘 다 신의 선택이라는 이중 강조.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은 돌아와야 할 성스러운 장소였고, 다윗 언약은 미래 회복의 근거였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

12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

13 솔로몬이 놋으로 단을 만들었다.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 높이가 세 규빗이었다. 그 단을 뜰 가운데 두었다. 그는 그 단 위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폈다.

14 솔로몬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도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15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날이 그것입니다.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소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네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 내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네게는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항상 있을 것이다.’

17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8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19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20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겠다 하신 이 곳을 향해 밤낮 눈을 여시고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소서.

21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중에 용서하소서.





일곱 가지 간구

22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죄를 범하여 맹세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가 와서 이 성전 앞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면

23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어 주의 종들을 심판하소서. 악한 자의 죄를 갚으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소서.

24 만약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범함으로 원수에게 패하게 되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면

25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주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26 만약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거든, 그들이 이 곳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죄를 떠나면

27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행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소서.

28 만약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마르거나 깜부기병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타나거나, 원수가 그 땅을 포위하거나,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든,

29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이 있음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면

30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사 각 사람의 행동대로 갚으소서. 주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31 그들이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32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 주의 이름을 위해 먼 땅에서 올 때에 —

33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펼치신 팔에 관해 들었을 때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하셔야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솔로몬 봉헌 기도의 핵심 중 하나다. 열왕기상 8장에도 있지만 역대기도 그대로 보존한다. 역대기 저자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고려할 때 이 구절이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방인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그 기도도 응답받아야 한다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 신학의 보편주의적 맥을 보여준다. 이사야 56장 7절 —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 — 과 같은 흐름이다.

34 주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주가 보내신 길로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35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의를 지키소서.

36 만약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면 —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 주가 그들에게 분을 내시고 원수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

37 그들이 끌려간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악하게 행했습니다’ 하면

38 그들이 원수에게 끌려간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 주의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39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정의를 지키소서.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소서.

40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 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눈을 여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41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 주의 쉬시는 곳으로, 주와 주의 능력의 궤로 들어오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구원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은혜로 기뻐하게 하소서.

42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소서.”

역대기 6장 41-42절은 열왕기상 8장에 없는 내용이다. 역대기 저자가 시편 132편 8-10절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추가는 역대기의 신학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 다윗과의 연속성 강조. 기도의 마무리가 “다윗에게 베푸신 인자를 기억하소서”로 끝난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다윗 언약은 미래 회복의 보증이었다. 열왕기 저자보다 역대기 저자가 이 다윗 언약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다음 장 —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른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신다 —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역대하 7장 — 불이 내려오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다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2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3 이스라엘 자손이 다 불이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열왕기상 8장에는 없는 장면이다. 불이 내려오는 것은 역대기가 추가한 내용이다. 열왕기상은 구름만 가득 찼다고 한다. 역대기는 불을 더한다. 이 불은 구약의 다른 사건들과 공명한다 —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을 사른 것,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의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 역대기 저자는 성전 봉헌을 이 “신의 불” 전통의 정점으로 그린다. 솔로몬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이 불로 응답하는 장소였다.

4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5 솔로몬 왕이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제사로 드렸다. 이렇게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다.

6 제사장들은 자기 직분대로 섰고, 레위인들도 여호와의 악기들 — 다윗 왕이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쓰도록 만든 악기들 — 을 들고 섰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다윗의 찬양을 레위인들이 전할 때 제사장들은 맞은편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서 있었다.

7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앞 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다. 솔로몬이 만든 놋 제단이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담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8 솔로몬이 그 때 레보 하맛에서 이집트 시내까지의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칠 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큰 회중이었다.

9 여덟째 날에는 성회를 열었다. 제단 봉헌식은 칠 일 동안 행했고, 절기도 칠 일 동안 행했다.

10 일곱째 달 이십삼일에 왕이 백성을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백성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웠다. 여호와가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다

11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마쳤다.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에 대해 솔로몬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12 그 밤에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 곳을 내 이름을 위한 제사의 전으로 택했다.

13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에게 명령하여 땅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면,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15 이제 이 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16 이제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17 네가 내 앞에서 행하되,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18 내가 네 왕국의 보좌를 굳건히 세울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한 것처럼.

19 그러나 너희가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율례와 계명들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면

20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준 땅에서 뽑아 버리고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21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앞을 지나는 자마다 놀라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성전에 어째서 이렇게 하셨는가?’ 할 것이다.

22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려내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어 그것들을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가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 역대하 7장 14절은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20세기 미국 복음주의 운동에서 이 구절은 국가적 회개와 부흥의 근거 본문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기독교 우파 정치 집회에서 이 구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본래 이 약속의 수신자는 솔로몬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은 성전 재건의 신학적 근거이기도 했다 — 성전이 있어야 회개의 기도를 드릴 곳이 생긴다. 현대적 적용과 원래 문맥 사이의 거리를 의식하면서 읽어야 한다.



다음 장 — 솔로몬의 통치가 이어진다. 성읍들을 건설하고, 이집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며, 정기 제사 제도를 정비한다.




역대하 8장 — 솔로몬의 통치 — 건설, 의례, 질서


도시 건설

1 이십 년이 지났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건축하여 마쳤다.

2 후람이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 살게 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성읍들을 “준” 것은 역대기의 독특한 전달이다. 열왕기상 9장 11-13절에서는 반대다 —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이십 개를 후람에게 주었다. 후람은 그것들을 보고 “가불”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어로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뜻한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뒤집는다. 솔로몬이 이방 왕에게 성읍들을 넘겨준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역대기는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그리기 위해 이 부분을 수정한다. 이것이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전형적인 사례다.

3 솔로몬이 하맛소바(Hamath-zobah · ㉸ 하맛 조바)로 가서 그것을 쳤다.

4 광야의 다드몰(Tadmor · ㉸ 타드모르)을 건축하고, 하맛 지방의 모든 저장 성읍들을 건축했다.

5 윗 벳호론(Beth-horon · ㉸ 벳 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했다. 성벽과 문과 빗장을 갖춘 요새였다.

6 바알랏(Baalath)과 자기 모든 저장 성읍들, 병거 성읍들과 기병 성읍들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 건축하고 싶었던 모든 것을 건축했다.

7 이스라엘이 아닌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 이스라엘 자손이 진멸하지 않고 남긴 자들의 모든 후손들을 —

8 솔로몬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공을 바치는 종으로 삼았다.

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솔로몬은 노역자로 삼지 않았다. 그들은 군사와 장관들의 수장들과 그의 병거와 기병의 사령관들이었다.

10 솔로몬 왕의 감독관들 — 이백오십 명 — 이 백성 위에 있어 그들을 감독했다.





바로의 딸

11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해 건축한 궁전으로 옮겼다.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 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간 곳들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외국인 아내들 문제를 열왕기상처럼 비판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외국인 아내들이 그를 우상숭배로 이끌었다고 길게 비판한다. 역대기는 그 부분을 아예 수록하지 않는다. 역대기의 솔로몬은 이상적인 왕이다 — 흠이 없지는 않지만, 비판보다 업적이 강조된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이었다. 그 성전을 회복하려는 그들에게 솔로몬의 실패보다 그의 영광이 필요했다.





제사 제도의 정비

12 솔로몬이 현관 앞에 자기가 만든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13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일 년에 세 번 — 무교절(Feast of Unleavened Bread)과 칠칠절(Feast of Weeks · ㉸ 오순절)과 초막절(Feast of Tabernacles)에 드려야 할 것을 드렸다.

14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을 직임대로 세우고 레위인들도 그들의 직무를 따라 제사장들 곁에서 찬양하고 섬기게 했다. 날마다의 일에 따라 문 지키는 자들도 각 문마다 세웠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15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왕의 명령을 어떤 일에서도 어기지 않았다. 창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역대기는 다윗이 제정한 성전 의례 제도를 솔로몬이 그대로 따랐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역대기의 핵심 신학 주제다 — 다윗과 솔로몬의 연속성. 역대기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자가 아니라 성전 제도의 설계자였다. 솔로몬은 건물을 세우고, 다윗의 제도를 그 건물 안에 채웠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것은 실천적 메시지였다 — 스룹바벨의 성전도 같은 방식으로, 다윗의 제도를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6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날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되었다.





해상 교역

17 솔로몬이 에돔 땅 홍해 변에 있는 에시온게벨(Ezion-geber · ㉸ 에츠욘 게베르)과 엘롯(Eloth · ㉸ 엘랏)으로 갔다.

18 후람이 배들을 보냈다.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바다에 익숙한 후람의 신하들을 보내 오빌(Ophir · ㉸ 오피르)로 가서 금 사백오십 달란트를 가져다 솔로몬 왕에게 드렸다.

오빌은 성경에서 최고급 금의 산지로 여러 번 언급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논쟁 중이다. 아라비아 남부(예멘), 소말리아, 인도 서부 등이 후보지로 제시된다. 1946년 텔 카실레(Tel Qasile) 발굴에서 “오빌 금”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도기 파편이 발견되었다. 오빌 금의 실재를 고고학이 확인한 사례다. 에시온게벨은 오늘날 이스라엘 남쪽 끝 아카바만 연안으로 추정된다. 솔로몬이 홍해를 통해 아라비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교역로를 장악했다는 증거다.



다음 장 —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다. 그리고 솔로몬의 일생이 닫힌다.




역대하 9장 — 시바 여왕, 그리고 솔로몬의 닫힘


시바 여왕이 오다

1 시바(Sheba · ㉸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시험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왔다.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2 솔로몬이 그 모든 질문에 다 대답했다. 솔로몬이 알지 못하여 설명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3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지은 궁전과

4 상에 차린 음식과 신하들의 앉은 자리와 시종들의 섬기는 모습과 그들의 의복, 그리고 그의 술 관원들과 그들의 의복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린 번제를 보고 정신이 아찔해졌다.

5 여왕이 왕에게 말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대해 들은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6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보기까지는 그 말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 내게 들려진 것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가 들은 것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7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신하들은 복이 있습니다.

8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왕좌에 세우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굳건히 세우려 하시므로 당신을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9 그녀가 왕에게 금 일백이십 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료와 보석을 드렸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과 같은 향료는 전에 없었다.

시바 여왕의 방문은 고대 근동의 교역 외교의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시바는 현대 예멘 지역의 고대 왕국 사바(Saba)로 여겨진다. 사바는 아라비아 반도의 향료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다. 솔로몬의 홍해 교역(앞 장)은 사바의 이권을 위협할 수 있었다. 시바 여왕의 방문은 단순한 친선이 아니라 교역 협상의 성격이었을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전통은 시바 여왕을 에티오피아 여왕 마케다(Makeda)로 보고, 그녀가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메넬리크 1세를 낳았으며, 에티오피아 왕조가 그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에티오피아 왕조의 정통성 설화다. 예수도 이 “남방 여왕”을 언급했다(마 12:42).

10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오빌에서 금을 가져왔고, 백단목과 보석도 가져왔다.

11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계단들을 만들고 가수들을 위해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다. 그런 나무들은 전에 유다 땅에서 본 적이 없었다.

12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가져온 것 외에 왕의 관례에 따라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다. 여왕이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솔로몬의 부

13 솔로몬이 해마다 받아들인 금의 무게는 금 육백육십육 달란트였다.

14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가져오는 것 외에,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땅의 충독들도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다.

15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방패 이백 개를 만들었다. 방패 하나에 금 육백 세겔씩이었다.

16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삼백 개를 만들었다. 작은 방패 하나에 금 삼백 세겔씩이었다.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수풀 궁에 두었다.

17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18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었다. 발판이 금으로 보좌에 연결되어 있었다. 앉는 자리 양편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곁에 사자 둘이 서 있었다.

19 여섯 층계 양편에 각각 사자 하나씩 서 있었다. 모두 열두 마리였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것을 만든 예가 없었다.

20 솔로몬 왕의 모든 잔은 금이었고, 레바논 수풀 궁의 모든 기물도 순금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21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Tarshish · ㉸ 타르시스)로 갔다. 삼 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금, 은, 상아, 잔나비, 공작을 가져왔다.

다시스는 성경에서 먼 서쪽 바다의 항구를 의미한다. 스페인 남부 타르테소스(Tartessus)와 연결하는 학자들이 많다. “다시스 배”는 장거리 원양 항해를 위한 대형 선박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 솔로몬이 지중해 서쪽 끝과 홍해를 모두 연결하는 교역망을 갖추었다는 것은 당시로선 전례 없는 경제적 통합이었다.

22 솔로몬 왕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재물과 지혜에서 뛰어났다.

23 온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얼굴을 구했다.

24 그들이 해마다 은 기물과 금 기물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져왔다.





솔로몬의 죽음

25 솔로몬이 병거와 말을 두었다. 병거가 천사백 대요 기병이 만이천 명이었다. 그것들을 병거 성읍들과 예루살렘 왕 곁에 두었다.

26 솔로몬이 유브라데강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다.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

28 솔로몬의 말들은 이집트에서도 여러 나라에서도 왔다.

29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 행적은 선지자 나단(Nathan · ㉸ 나탄)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Ahijah)의 예언과 선견자 잇도(Iddo · ㉸ 이도)의 환상책 —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관한 것 — 에 기록되어 있다.

30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31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Rehoboam · ㉸ 르하브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역대기는 솔로몬의 만년 실패, 즉 외국인 아내들과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싣지 않는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명시한다. 역대기의 솔로몬은 다르다 — 그는 성전을 건축한 왕, 지혜의 왕, 부의 왕으로 이상화된다. 이것이 역대기 저자의 의도적 선택이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솔로몬의 실패보다 그의 영광이 더 필요했다. 성전 재건의 동력은 과거 영광에 대한 기억에서 나왔다.



다음 장 — 왕국이 갈라진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




역대하 10장 — 분열, 채찍과 전갈


세겜에서의 회의

1 르호보암이 세겜(Shechem · ㉸ 스켐)으로 갔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왔기 때문이었다.

2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Jeroboam)이 그 일을 들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해 이집트로 달아난 사람이었다.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역대기는 여로보암이 왜 이집트에 있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열왕기상 11장에서 그 이유가 나온다 —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열 지파를 주겠다고 예언했고,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다. 역대기 저자는 그 앞의 이야기 — 솔로몬의 우상숭배와 신의 심판 선포 — 를 수록하지 않았으므로, 여로보암의 이집트 망명 이유도 독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이 생략은 역대기의 구조적 특징이다 — 솔로몬의 실패는 지우되, 그 결과(분열)는 기록한다.

3 사람들이 그를 불러왔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4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과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5 르호보암이 말했다. “사흘 후에 다시 내게 오라.” 백성이 떠나갔다.





두 종류의 조언

6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을 때 그 앞에 섰던 노인들에게 물어보았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소?”

7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왕이 이 백성을 선대하여 그들을 기쁘게 하고 좋은 말씀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8 그러나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렸다. 왕과 함께 자란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았다.

9 “이 백성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부과한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고 말한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까?”

10 왕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이 말했다.

“이 백성이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으니 가볍게 해 달라’고 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11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했다면, 나는 거기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채찍과 전갈” — 이 대비는 고대 세계의 권력 수사에서 흔하지 않은 표현이다. “전갈”은 쇠갈고리가 달린 채찍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르호보암의 젊은 참모들은 강경책을 권했다. 이들의 언어 자체가 과시와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 자기 아버지 솔로몬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은 더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권력 언어의 교과서적인 자기 과시.





르호보암의 대답

12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셋째 날에 왕에게 나아왔다. 왕이 “사흘 후에 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13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가혹하게 백성에게 대답했다.

14 젊은이들의 조언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했지만, 나는 거기에 더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릴 것이다.”

15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여호와가 이루신 것이었다.

역대기는 열왕기상과 같이 이 분열을 신의 뜻이라고 해석한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직접적 원인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신의 섭리가 있었다. 솔로몬이 신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었다 — 그러나 역대기는 그 근본 원인(솔로몬의 죄)을 삭제했으므로, 분열의 신학적 설명이 어색해진다. 이것은 역대기의 서술 구조가 낳은 긴장이다. 사건은 기록하되 그 원인은 빠진 자리에서 생기는 서술의 공백.





왕국이 갈라지다

16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네 집이나 돌보라.”

이스라엘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17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

18 르호보암 왕이 부역을 감독하던 하도람(Hadoram)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이 급히 병거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19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거슬러 반역한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

역대기는 분열 왕국의 북쪽,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 이후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역대기의 초점은 철저히 유다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이다.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예배(금송아지)로 시작한 왕국이었다. 역대기 저자에게 그들은 사실상 이스라엘 역사의 주류에서 벗어난 지류였다. 포로 귀환 공동체는 남유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다.



다음 장 —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강화하고, 북왕국에서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




역대하 11장 — 르호보암의 강화, 레위인의 남하


전쟁을 막다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유다 집안과 베냐민 집안을 소집했다. 선택된 전사 십팔만 명으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되돌려 주려 했다.

2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Shemaiah)에게 임했다.

3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4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가 이룬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섰다. 여로보암을 치러 가는 것을 그쳤다.





성읍들을 강화하다

5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에 방어 성읍들을 건축했다.

6 베들레헴(Bethlehem), 에담(Etam · ㉸ 에탐), 드고아(Tekoa · ㉸ 테코아),

7 벳술(Beth-zur · ㉸ 벳 추르), 소고(Soco · ㉸ 소코), 아둘람(Adullam),

8 가드(Gath · ㉸ 가트), 마레사(Mareshah · ㉸ 마레샤), 십(Ziph · ㉸ 지프),

9 아도라임(Adoraim), 라기스(Lachish · ㉸ 라키스), 아세가(Azekah · ㉸ 아제카),

10 소라(Zorah · ㉸ 초라), 아얄론(Aijalon), 헤브론(Hebron) — 이것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요새 성읍들이었다.

11 그가 이 요새들을 더욱 튼튼하게 했다. 지휘관들을 세우고 식량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했다.

12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도 두었다. 이 성읍들을 매우 강하게 만들었다. 유다와 베냐민이 그에게 속했다.

르호보암이 강화한 열다섯 개 성읍의 목록은 지리학적으로 의미 있다. 이 성읍들은 예루살렘 주변 유다 산지와 서쪽 셰펠라(구릉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 예루살렘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다 — 이집트에서 오는 위협에 대비한 방어선이다. 르호보암은 이미 이집트의 위협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12장에서 이집트 왕 시삭의 침공이 실제로 일어난다.





레위인들의 남하

13 이스라엘 땅 곳곳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영토를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왔다.

14 레위인들이 자기 목초지와 소유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에서 물러나게 했기 때문이었다.

15 여로보암이 산당들과 숫염소 우상들과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를 위해 자기 제사장들을 임명했다.

16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마음을 다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레위인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17 그들이 유다 왕국을 강화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삼 년 동안 든든하게 했다. 그들이 삼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역대기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이다. 레위인들이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는 열왕기에 없다. 역대기 저자가 삽입한 내용이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성전과 제사장직이 있는 곳, 즉 예루살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여로보암의 북왕국은 여호와의 제사장직을 쫓아냈으므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논리에서 보면 명확하다 — 성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있는 곳이다.





르호보암의 가족

18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Jerimoth)의 딸 마할랏(Mahalath)을 아내로 맞았다.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Eliab)의 딸 아비하일(Abihail)이 낳은 딸이었다.

19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다. 여우스(Jeush)와 스마랴(Shemariah · ㉸ 스마르야)와 사함(Zaham · ㉸ 자함)이었다.

20 그 후에 르호보암이 압살롬(Absalom)의 딸 마아가(Maacah · ㉸ 마아카)를 아내로 맞았다. 그녀가 아비야(Abijah)와 앗대(Attai · ㉸ 앗타이)와 시사(Ziza · ㉸ 지자)와 슬로밋(Shelomith)을 낳았다.

21 르호보암이 아내 열여덟 명과 첩 예순 명을 두어 아들 스물여덟 명과 딸 예순 명을 낳았다.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와 첩보다 더 사랑했다.

22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그의 형제들 중 우두머리로 세웠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이었다.

23 그는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각 지역 모든 요새 성읍들에 두었다. 먹을 것도 넉넉히 주었다. 그리고 많은 아내를 구해 주었다.



다음 장 — 르호보암이 자리를 잡자 율법을 버린다.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온다.




역대하 12장 — 시삭의 침공, 스스로 낮춤의 한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다

1 르호보암의 왕국이 굳건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모두 그와 함께했다.

2 르호보암 왕 오 년에 이집트 왕 시삭(Shishak)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3 전차 천이백 대와 기병 육만 명이었다.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 루빔(Lubim), 숙기(Sukkiim · ㉸ 수키임), 구스(Cush · ㉸ 쿠스) 사람들 — 은 셀 수도 없었다.

4 시삭이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했다. 예루살렘까지 왔다.

시삭은 이집트 제22왕조의 창건자 셰숑크 1세(Sheshonq I)다. 그는 BC 945년경부터 924년경까지 통치했다. 그의 군사 원정은 카르나크(Karnak) 신전 벽에 부조로 새겨진 가나안 도시 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 목록에는 메깃도, 타아낙, 벳산, 기브온, 아얄론 등 팔레스타인의 성읍들이 포함된다. 성경이 말하는 시삭의 침공과 카르나크 부조의 연대와 지명이 대체로 일치한다 — 고고학이 성경 역사를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드문 사례다. 그러나 카르나크 목록에는 예루살렘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함락됐는지 혹은 막대한 조공으로 위기를 모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5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시삭 때문에 모인 르호보암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나아와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주었다.”

6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스스로 낮추어 말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7 여호와가 그들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스스로 낮추었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잠시 후에 그들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시삭으로 인해 내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

8 그러나 그들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곁에서 섬기는 것과 세상 왕국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역대기 신학의 핵심 공식을 잘 보여준다 — 죄, 위기, 스스로 낮춤, 부분적 구원. 역대기 저자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스스로 낮추는 것은 7장 14절의 약속 —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 의 실현이다. 그러나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다. 그래서 구원도 부분적이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지만, 시삭의 종이 되는 것을 피하지는 못한다. 역대기 저자의 도덕적 계산이 정교하다 — 낮춤의 깊이가 구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시삭의 약탈

9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모두 약탈했다. 다 가져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갔다.

10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문 지키는 근위대장들의 손에 맡겼다.

11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문 지키는 자들이 그 방패를 들고 가고, 나중에는 다시 문 지키는 방으로 가져왔다.

금 방패가 놋 방패로 교체된 것은 단순한 물질적 교체 이상이다.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끝났다는 상징이다. 성전 보물을 빼앗긴 것 — 역대기 저자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성전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반영한다. 금이 놋으로 바뀌었다. 영광이 퇴색했다.

12 그가 스스로 낮추었을 때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서 돌아섰다.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유다에는 여전히 좋은 것들이 있었다.





르호보암의 마지막

13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는 사십일 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왕이 되었다. 여호와가 자기 이름을 두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신 성읍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Naamah)인데 암몬 사람이었다.

14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구하려고 마음을 든든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5 르호보암의 처음과 나중 행적이 선지자 스마야의 역사책과 선견자 잇도(Iddo · ㉸ 이도)의 역사책에 계보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다.

16 르호보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음 장 —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 역대기만에 나오는 긴 연설을 한다.




역대하 13장 — 아비야의 연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1 여로보암 왕 십팔 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2 그가 예루살렘에서 삼 년 동안 왕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Micaiah · ㉸ 미카야)인데 기브아(Gibeah)의 우리엘(Uriel)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3 아비야가 사십만 명의 정예 병사들로 전투를 시작했다. 여로보암은 팔십만 명의 정예 병사들로 그에게 맞섰다.

사십만 대 팔십만 — 이 숫자들을 역사적 수치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고대 전쟁 기록에서 이런 규모의 군대를 실제로 동원한 사례는 없다. 고대 근동의 군사 기록에서 숫자는 종종 과장되었다. 이 숫자들의 목적은 규모의 대비를 통한 신학적 강조다 — 유다군이 숫적으로 열세였지만 이겼다는 것. 신의 도움으로 이긴 전쟁이었다.





아비야의 연설

4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Zemaraim · ㉸ 제마라임) 산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여, 들어라.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6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인에게 반역했다.

7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르호보암의 적이 되었다. 그 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했다. 그들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8 이제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항하려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다.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9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숫소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으로 헌신하면 그 자리를 얻는 신들을 위한 제사장이 된다.

10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로서 여호와를 섬기고, 레위인들이 그들의 일을 돕는다.

11 그들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호와께 번제와 향기로운 향을 드리고, 진설병을 정결한 상에 차리고, 금 등잔대와 그 등잔에 저녁마다 불을 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를 버렸다.

12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앞에 계신다. 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슬러 싸우지 말라. 너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비야의 이 연설은 열왕기상 15장에 없다. 역대기 저자가 새로 삽입한 내용이다. 이것이 역대기만의 독특한 자료다. 역대기 저자는 이 연설을 통해 유다-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학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아론의 제사장직, 레위인의 사역, 성전 예배 — 이 세 가지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증거다. 북왕국은 이 세 가지를 다 버렸다. 따라서 진짜 이스라엘은 남유다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자기 정체성 선언이기도 하다.





전투와 승리

13 여로보암이 매복대를 유다 뒤에 두었다. 그래서 자기 군대는 유다 앞에, 매복대는 뒤에 있었다.

14 유다 사람들이 돌아보니 앞뒤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15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다. 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16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달아났다. 하나님이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기셨다.

17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된 자 오십만 명이 죽었다.

18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때 낮아졌고, 유다 자손은 강해졌다. 그들이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19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추격하여 벧엘(Bethel · ㉸ 베텔)과 여사나(Jeshanah · ㉸ 예사나)와 에브론(Ephron · ㉸ 에프론)과 그 주변 성읍들을 점령했다.

20 여로보암이 아비야 시대에 다시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여호와가 그를 치시자 그가 죽었다.

21 아비야는 점점 강해졌다. 아내 열네 명을 맞아들이고 아들 스물두 명과 딸 열여섯 명을 낳았다.

22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말과 행동들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다음 장 —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된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한다.




역대하 14장 — 아사의 개혁, 구스 군대를 이기다


아사의 시작

1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사(Asa)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의 날들에 그 땅이 십 년 동안 평안했다.

2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을 했다.

3 이방 제단들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석상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었다.

4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그의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명령했다.

5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태양상들을 제거했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했다.

역대기는 아사의 개혁을 열왕기상 15장보다 더 광범위하게 묘사한다. 열왕기상에서 아사는 남창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제거했다고 한다. 역대기는 이방 제단, 산당, 석상, 아세라 목상을 목록으로 열거한다. 열왕기상의 아사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왕상 15:14). 역대기는 이 산당 제거를 이 장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묘사하되, 16장에서 아사의 후반 실패를 별도로 기록한다. 역대기의 도덕적 계산은 복잡하다.





요새를 건설하다

6 아사가 유다에 요새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 땅이 여전히 평안했고 그 기간에 전쟁이 없었다. 여호와가 그에게 쉬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7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구했으므로 우리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우리가 구했고 그가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했다.

8 아사의 군대는 유다에서 큰 방패와 창을 든 자 삼십만 명, 베냐민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든 자 이십팔만 명이었다. 모두 용감한 사람들이었다.





구스 군대

9 구스(Cush · ㉸ 쿠스) 사람 세라(Zerah · ㉸ 제라)가 군대 백만 명과 전차 삼백 대를 이끌고 마레사(Mareshah · ㉸ 마레샤)까지 왔다.

10 아사가 그를 만나러 나갔다.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Zephathah · ㉸ 체파타) 골짜기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

11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당신 외에는 강한 자를 도울 이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12 여호와가 아사와 유다 앞에서 구스 사람들을 치셨다. 구스 사람들이 달아났다.

13 아사와 그와 함께한 군대가 그랄(Gerar · ㉸ 게라르)까지 추격했다. 구스 사람들이 쓰러졌는데 살아남는 자가 없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부서졌다. 유다 사람들이 매우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14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쳤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거기 임했다. 모든 성읍들을 약탈했다. 거기에 매우 많은 것들이 있었다.

15 또 짐승 치는 장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탈취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구스는 현대의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고대 이름이다. “구스 사람 세라”와 그의 백만 대군은 역사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 이집트의 제22왕조(리비아 왕조) 군대와 연관짓는 해석, 혹은 아라비아 계통의 군대라는 해석 등이 있다. 역대기에만 나오는 이 전투 이야기는 신학적 목적이 뚜렷하다 —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압도적인 적도 이긴다. 아사의 기도(“당신 외에는 강한 자를 도울 이가 없습니다”)가 이 장의 핵심이다.



다음 장 —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에게 나타나 예언한다. 아사가 더 깊은 개혁을 단행하고 언약을 갱신한다.




역대하 15장 — 아사랴의 예언, 언약 갱신


선지자 아사랴

1 하나님의 영이 오뎃(Oded)의 아들 아사랴(Azariah · ㉸ 아자르야)에게 임했다.

2 그가 아사를 만나러 나와 말했다.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이여, 들으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셨다. 너희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를 구하면 그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3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이 지냈다.

4 그러나 환난 중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구하자 그가 그들에게 발견되셨다.

5 그 시대에는 나가고 들어오는 자들이 평안이 없었다. 이 나라 백성과 저 나라 백성에게 큰 소동이 있었고, 성읍과 성읍이 서로 싸웠다. 하나님이 각종 환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6 그러나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행위에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사랴의 예언은 역대기에만 나오는 자료다. “오랜 기간 참 하나님도 없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이, 율법도 없이 지냈다” — 이 묘사는 사사 시대의 혼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기 저자에게 역사는 제사장-율법-성전이 작동할 때 평안이 있고, 그것이 무너질 때 혼돈이 온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예언은 직접적인 메시지였다 — 지금이 바로 그 “오랜 기간” 이후다. 돌아와서 구하라. 그러면 발견될 것이다.





아사의 추가 개혁

7 아사가 이 말과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가 빼앗은 성읍들에서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다. 또 여호와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다.

8 그가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져온 가증한 것들을 제거했다. 또 그가 빼앗은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들에서도 제거했다. 여호와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수리했다.

9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에서 그들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 왔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 이것은 역대기 신학의 중요한 요소다. 북왕국 지파들 중에도 참 이스라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역대기는 유다가 폐쇄적 민족 집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로 그린다.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의 공동체도 이 원리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 지파적 순수성보다 신앙적 충실함이 기준이다.





언약을 갱신하다

10 그들이 아사 왕 십오 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11 그 날 빼앗아 온 전리품에서 여호와께 소 칠백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제사로 드렸다.

12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기로 언약을 맺었다.

13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는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다. 크든 작든, 남자든 여자든.

14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나팔과 뿔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맹세했다.

15 유다 모든 사람이 이 맹세를 기뻐했다.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발견되셨다.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안을 주셨다.

16 아사 왕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를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사가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Kidron · ㉸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왕의 어머니(게비라, 왕대비)를 폐위시키는 것은 극적인 조치였다. 왕대비는 고대 이스라엘 궁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권위를 가졌다. 아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킨 것은 종교 개혁에 대한 그의 진지함을 보여준다. 아세라는 가나안의 여신으로 엘의 배우자 또는 풍요의 신이었다. 아세라 목상(아세라 기둥)은 나무로 만든 신상이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제거되는 가나안 종교의 흔적이다.

17 다만 이스라엘에서 산당들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온전했다.

18 그가 그의 아버지가 드린 것과 자기가 드린 것 — 은과 금과 기물 — 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왔다.

19 아사 왕 삼십오 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다음 장 — 아사의 후반. 아람 왕과 협력하고, 선지자의 책망을 무시하고, 병에 걸려서도 여호와 대신 의원만 찾는다.




역대하 16장 — 아사의 후반, 발병에도 의원만 찾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의 위협

1 아사 왕 삼십육 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Baasha)가 유다를 쳐 올라와 라마(Ramah)를 건축했다. 유다 왕 아사와 사람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2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창고와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내어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Ben-Hadad · ㉸ 벤 하닷)에게 사신을 보냈다.

3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의 언약을 깨십시오. 그러면 그가 내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4 벤하닷이 아사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기 군사 장관들을 이스라엘 성읍들에 보냈다. 이욘(Ijon)과 단(Dan)과 아벨마임(Abel-maim · ㉸ 아벨 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저장 성읍들을 쳤다.

5 바아사가 그것을 듣고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그의 일을 멈추었다.

6 아사 왕이 유다 모든 사람을 데려다 라마의 돌과 목재를 가져다 게바(Geba)와 미스바(Mizpah · ㉸ 미츠파)를 건축했다.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

7 그 때에 선견자 하나니(Hanani)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8 구스 사람과 루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전차와 기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9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마음이 그를 향해 온전한 자들을 위해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 일에서 당신은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전쟁을 겪을 것입니다.”

하나니의 말 —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 는 역대기 신학의 핵심 문장이다. 7장 14절의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와 함께 역대기를 관통하는 두 가지 기둥이다. 구스 군대를 이겼을 때는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런데 바아사를 상대할 때는 아람의 금을 가져다 썼다. 아사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 열왕기상 15장에는 이 선견자 에피소드가 없다. 역대기 저자가 추가한 것이다. 역대기의 논리는 일관된다 — 신뢰의 대상이 어디냐가 결과를 결정한다.

10 아사가 선견자에게 화가 났다. 이 말 때문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아사가 또 그 때에 백성들 중 일부를 학대했다.





아사의 발병

11 아사의 처음과 나중 행적이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12 아사 왕 삼십구 년에 그의 발에 병이 났다. 매우 심했다. 그가 병에 걸렸으나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

13 아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왕이 된 지 사십일 년에 죽었다.

14 다윗 성에 자신을 위해 파 둔 무덤에 장사되었다. 침상에 향품들 — 갖가지 향료 — 을 채우고 그를 누였다. 그를 위해 큰 불을 놓았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다” — 이 구절은 성경 안의 의학 신학 논쟁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다. 이 구절이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만 하라는 교훈이냐는 해석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구절의 맥락은 의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사의 문제는 “의원만” 찾았다는 것 —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고 의원만 의지했다는 것이다. 역대기가 말하는 것은 신앙과 의학의 대립이 아니라, 신에 대한 의존을 배제한 채 인간 수단만 사용하는 태도다. 그러나 이 구절이 반의학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는 분명히 있다. 특정 기독교 분파들이 의료 거부의 근거로 인용해 왔다. 본문이 의도하는 것과 본문이 사용되어 온 방식 사이의 거리가 크다.



다음 장 —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된다. 율법 교사들을 백성에게 보내는 독특한 교육 행정을 편다.




역대하 17장 — 여호사밧, 율법을 가르치는 행정


여호사밧의 즉위

1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Jehoshaphat)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상대로 스스로를 강하게 했다.

2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들에 군대를 두고,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취한 에브라임 성읍들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3 여호와가 여호사밧과 함께하셨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4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계명을 행했다. 이스라엘이 행하는 것과 다르게 행했다.

5 여호와가 나라를 그의 손에 굳건히 세우셨다. 유다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가 부와 영광을 크게 누렸다.

6 그의 마음이 높아져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유다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또 제거했다.





율법을 가르치는 행정

7 그의 왕위 삼 년에 그의 신하들 — 벤하일(Ben-hail)과 오바댜(Obadiah · ㉸ 오바드야)와 스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와 느다넬(Nethanel · ㉸ 느타넬)과 미가야(Micaiah · ㉸ 미카야) — 을 유다 성읍들에서 가르치도록 보냈다.

8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 스마야(Shemaiah)와 느다냐(Nethaniah · ㉸ 느타니야)와 스바댜(Zebadiah · ㉸ 즈바드야)와 아사헬(Asahel)과 스미라못(Shemiramoth)과 여호나단(Jehonathan · ㉸ 요나탄)과 아도니야(Adonijah)와 도비야(Tobijah · ㉸ 토비야)와 도바도니야(Tobadonijah · ㉸ 토바도니야) — 도 보냈다. 제사장들도 함께했다 — 엘리사마(Elishama · ㉸ 엘리샤마)와 여호람(Jehoram).

9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쳤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모든 성읍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다.

이것은 성경에서 국가 주도 율법 교육 체계가 언급되는 드문 사례다. 신하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유다 모든 성읍을 순회하며 율법을 가르쳤다. 이 행정 구조는 후대 회당(synagogue) 교육 체계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바빌론 포로기와 귀환 이후 회당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율법 교육과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 역대기가 여호사밧의 이 제도를 상세히 기록한 것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선례를 제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성전 없이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 제도가 가르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였지만, 그 방법론은 탈예루살렘적이었다.

10 여호와의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 임하여 그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않았다.





주변 나라들의 복종

11 블레셋 사람들 중 일부가 여호사밧에게 예물과 조공으로 은을 가져왔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 떼 — 숫양 칠천칠백 마리와 숫염소 칠천칠백 마리 — 를 가져왔다.

12 여호사밧이 점점 강해졌다. 유다에 요새들과 저장 성읍들을 건축했다.

13 유다 성읍들에 많은 물자를 비축했다. 예루살렘에는 용감한 군사들이 있었다.

14 유다 지파에서 천부장 아드나(Adnah)가 용감한 군사 삼십만 명을 거느렸다.

15 그 다음으로 지휘관 여호하난(Jehohanan)이 이십팔만 명을 거느렸다.

16 그 다음으로 시그리(Zichri · ㉸ 지크리)의 아들 아마시야(Amasiah) — 그는 기꺼이 여호와께 자신을 드린 자였다 — 가 이십만 명을 거느렸다.

17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 엘리아다(Eliada · ㉸ 엘야다)가 활과 방패로 무장한 자 이십만 명을 거느렸다.

18 그 다음으로 여호사밧(Jehozabad · ㉸ 여호자밧)이 전쟁을 위해 무장한 자 십팔만 명을 거느렸다.

19 이들은 왕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왕이 유다 온 땅의 요새 성읍들에 배치한 자들 외에도 이러했다.

여호사밧의 군사력은 총 백십육만 명이 넘는다. 이것도 역사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규모다. 역대기의 이 군사 통계는 강성함의 신학적 표현이다 —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에게는 부와 군사력이 주어진다는 역대기의 반복되는 주제. 그러나 이 강성한 여호사밧이 다음 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선다. 강성함이 지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음 장 —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하여 라못 길르앗 전투에 나선다.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하여 진실을 말한다. 열왕기상 22장과 평행하는 이야기다.




역대하 18장 — 미가야의 환상, 우연한 화살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

1 여호사밧은 부와 영광이 크게 넘쳤다.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Ahab)과 혼인 동맹을 맺었다.

2 몇 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 아합이 그와 그의 수행원들을 위해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그를 설득하여 길르앗의 라못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게 하려 했다.

3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길르앗의 라못으로 가겠소?”

여호사밧이 그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는 복잡하다. 앞 장에서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버린 경건한 왕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그가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는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알 숭배를 이끈 왕이다. 경건한 왕과 악한 왕의 동맹 — 역대기가 이 긴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18-20장의 신학적 핵심이다. 역대기는 이 동맹을 단죄하되, 여호사밧 개인의 경건을 끝까지 인정한다. 제도적 동맹이 개인의 신앙을 완전히 오염시키지는 않는다는 미묘한 입장이다.

4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봐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미가야

5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들을 모았다. 사백 명이었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말겠소?”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6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했다.

“여기에 우리가 물을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Micaiah · ㉸ 미카야)가 한 명 있소.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지만, 나는 그를 싫어하오. 그가 내 일을 좋게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쁘게만 예언하기 때문이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8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말했다.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라.”

9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각자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마당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고 있었다.

10 그나아나(Chenaanah · ㉸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Zedekiah · ㉸ 츠드키야)가 철 뿔들을 만들어 말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찌를 것이며 멸할 것입니다.”

11 모든 선지자들이 이같이 예언했다.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데려오다

12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그에게 말했다.

“보시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되었소.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와 같이 좋은 말을 하시오.”

13 미가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14 미가야가 왕에게 이르렀다. 왕이 물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말겠소?”

미가야가 왕에게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15 아합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몇 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다짐을 받아야 하오?”

미가야의 첫 대답은 비꼼이었다. 왕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해 준다. 아합은 즉시 알아챈다. 왕은 진실을 싫어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거짓말도 구별한다. 그는 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듣기 싫었던 것이다. 자기 운명을 알면서도 그 방향으로 가는 왕. 열왕기상 22장과 역대하 18장의 이 평행 장면에서 인간의 자기기만 구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미가야의 환상

16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떼처럼 산에 흩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없다. 각자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라.’”

17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그가 내 일을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 예언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18 미가야가 말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가 그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좌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19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20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21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꾈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대로 하라.’

22 보십시오. 여호와가 왕의 이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두셨습니다. 여호와가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성경 전체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본문 중 하나다. 하나님이 거짓 영을 보내 선지자들이 거짓말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욥기 1-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구조와 비슷하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신의 성격 이해가 달라진다.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냐, 악을 허용하는 자냐. 학자들은 이것을 고대 이스라엘 신학에서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천사론의 흔적으로 보기도 하고, 자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심판 신학으로 읽기도 한다. 어느 쪽도 본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 본문은 불편하게 열려 있다.





뺨을 맞은 미가야

23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어느 길로 나를 떠나 당신에게 갔더냐?”

24 미가야가 말했다.

“당신이 골방 속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알게 될 것이오.”

25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Amon)과 왕의 아들 요아스(Joash)에게 넘겨라.

26 말하라. 왕의 말이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조금씩 먹여라.”

27 미가야가 말했다.

“왕이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라못 길르앗 전투

28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29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가겠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싸움에 들어갔다.

30 아람 왕이 자기 병거 장관들에게 명령했다.

“작은 자나 큰 자와는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31 병거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향해 싸우려 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여호와가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32 병거 장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를 추격하기를 그쳤다.

33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

왕이 말했다.

“내가 부상당했다. 전차를 돌려 진에서 나를 빼내어라.”

34 그 날 전투가 치열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사람들을 향해 저녁까지 병거 속에 버텼다. 저녁에 그가 죽었다.

역대하 18장과 열왕기상 22장은 거의 동일하다. 가장 긴 평행 구절들 중 하나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 — 역대기 31절에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여호와가 그를 도우셨다”는 구절이 추가된다. 열왕기상에서는 병거 장관들이 그냥 알아채고 떠난다. 역대기는 신의 개입을 명시한다. 여호사밧은 잘못된 동맹을 맺었지만 신의 도움을 받는다. 역대기의 여호사밧은 끝까지 부분적 보호를 받는 왕이다 —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도 않는다. 이 미묘한 신학적 경사(tilt)가 역대기 저자의 독창적 기여다.



다음 장 — 여호사밧이 살아서 돌아온다. 선지자 예후가 그를 책망한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시 개혁에 나선다.




역대하 19장 —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


선지자의 꾸짖음

1 여호사밧(Jehoshaphat · ㉸ 여호사팟) 왕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2 선견자 하나니(Hanani)의 아들 예후(Jehu)가 나와 왕을 맞이하며 말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이 일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3 그러나 왕께 선한 것도 있습니다. 왕이 이 땅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직전에 북왕국 아합의 군대와 연합하여 라못 길르앗(Ramoth-gilead) 전투에 나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역대하 18장). 선지자 예후는 그 결정을 정면으로 꾸짖는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들 중에 드물게 선한 평가를 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약점은 북왕국과의 정략적 동맹이었다. 아합과의 사돈 관계가 결국 유다를 위험에 빠뜨렸다.





왕이 백성 속으로

4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했다가 다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Ephraim) 산지까지 백성 가운데로 나가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5 왕이 유다 땅 온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임명했다. 성마다.

6 재판관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살피십시오.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7 이제 여호와의 두려움이 여러분 위에 있어야 합니다. 삼가 행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는 불의함도 없고, 편파도 없고, 뇌물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의 사법 개혁은 고대 근동에서 드문 형태의 제도화였다. 왕이 직접 순회하며 지방 재판관을 임명하고 재판 원칙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었다 — 재판은 신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법과 종교는 분리되지 않았다.





예루살렘 대법원

8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도 레위(Levi)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지파장들 중에서 일부를 임명하여 여호와의 재판과 분쟁을 담당하게 했다.

9 그들에게 이렇게 명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행하십시오.

10 여러분의 형제들이 성읍에서 다투어 소송이 오거든, 피 흘리는 일이든, 율법이나 명령이나 규례나 법도에 관한 일이든,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죄가 없을 것입니다.

11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마랴(Amariah)가 여호와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 여러분 위에 있고, 유다 지파의 지도자 이스마엘(Ishmael)의 아들 스바댜(Zebadiah)가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맡아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정관이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이원 법원 체계다. 종교적 사안은 대제사장이 총괄하고, 왕의 행정 사안은 유다 지파장이 관할한다. 레위 사람들은 행정 서기 역할을 맡았다. 역대기 저자는 이 개혁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한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사법 체계의 재건이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그 모델을 제공한다.



다음 장 —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시험이 온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동쪽에서 밀려온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군대 대신 성가대를 앞장세운다.




역대하 20장 — 예배로 이긴 전쟁


연합군이 온다

1 그 후에 모압(Moab) 자손들과 암몬(Ammon) 자손들이 마온(Maon)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러 왔다.

2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했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편 에돔(Edom)에서 왕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미 하사손다말(Hazazon-tamar)에 있습니다. 곧 엔게디(En-gedi · ㉸ 엔-게디)입니다.”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구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다.

4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하러 모였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구하러 왔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 절벽 위의 오아시스다. 지금도 존재한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요르단 동쪽의 세 나라였다. 그들이 사해 남단을 돌아 서쪽으로 올라오면 바로 유다 남부가 뚫린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고 본문은 솔직하게 적는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결단이었다.





여호사밧의 기도

5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앞, 새 뜰 앞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섰다.

6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며, 이방 나라들의 모든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능력과 힘이 당신의 손에 있어 아무도 당신과 맞설 수 없습니다.

7 우리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의 주민들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어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Abraham)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8 그들이 그 안에 살며 당신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9 ‘재앙이 우리에게 오면, 칼이든 심판이든 염병이든 기근이든, 우리가 이 성전 앞에, 당신 앞에 서서 부르짖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이제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 —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당신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돌아갔고 멸하지 않았습니다.

11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러 오고 있습니다.

12 우리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 눈이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눈이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 이 기도의 절정이다. 전략도 병력도 없다고 인정한다. 무력함의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다. 역대기가 이 기도를 길게 보존한 이유가 있다.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 역시 군사력도 국력도 없었다. 이 기도는 그들의 기도였다.





야하시엘의 예언

13 온 유다 사람들이 아내들과 자녀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

14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Jahaziel)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는 레위 자손 아삽(Asaph)의 후손이었다.

15 야하시엘이 말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16 내일 그들을 향해 내려가십시오. 보십시오, 그들이 시스(Ziz) 고개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은 골짜기 끝 여루엘(Jeruel) 광야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17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유다와 예루살렘이여! 두려워 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일 그들을 향해 나가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역대기 신학의 핵심 선언이 여기 있다. “이 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열왕기에는 없다. 역대기만의 기록이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 말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다.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에서 아무 군사력도 없이 재건을 시작한 그들에게, 이 선언은 현재의 말씀이었다.





성가대를 앞에 세우다

18 여호사밧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19 레위 자손 고핫(Kohath)과 고라(Korah)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다.

20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아(Tekoa · ㉸ 테코아) 광야로 나갔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말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굳게 설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21 백성과 상의한 후에 왕이 거룩한 예복을 입은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하여 군대 앞에 서게 하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찬송하게 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2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을 향해 매복자들을 두셨다. 그들이 패배했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운 것 —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다. 고대 근동의 어떤 전쟁 기록에도 이런 장면은 없다. 성가대가 선봉이 된다는 것은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다. 노래가 먼저 나가고 군대가 뒤따른다. 찬양은 승리 후의 반응이 아니라 전쟁 전의 믿음의 선언이었다.





골짜기에서 사흘을

23 암몬 자손들과 모압 자손들이 세일 산 주민들을 치러 일어나 그들을 진멸했다. 세일 주민들을 끝낸 후에 그들이 서로를 멸했다.

24 유다 사람들이 광야를 바라보는 망대에 이르렀을 때, 큰 무리를 돌아보니 시체들이 땅에 엎드러져 있었다. 피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25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나아가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다. 시체들 중에서 옷들과 보석들과 값진 기물들을 많이 얻어 짊어졌다.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사흘 동안 약탈했다. 너무 많았다.

26 사흘째 날에 그들이 브라가(Berachah)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했다. 이 때문에 그 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다. 오늘까지 그렇다.

브라가(בְּרָכָה)는 히브리어로 ‘축복’ 또는 ’찬양’이다. 전쟁이 끝난 곳에 찬양의 이름이 붙었다. 역대기는 지명에 신학을 담는다.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전쟁의 의미가 이름에 새겨진다.

27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호와가 그들의 원수들로 인해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28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

29 하나님의 두려움이 사방 모든 나라들 위에 임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30 여호사밧의 나라가 평온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방으로 안식을 주셨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

31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렸다. 왕이 될 때 삼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실히(Shilhi)의 딸 아수바(Azubah · ㉸ 아주바)였다.

32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Asa)의 길로 걸어 치우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33 다만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

34 여호사밧의 남은 행적과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니(Hanani)의 아들 예후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도 올랐다.

35 그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Ahaziah · ㉸ 아하즈야)와 사귀었다. 아하시야는 악하게 행한 자였다.

36 그들이 연합하여 다시스(Tarshish)로 보낼 배들을 만들었다. 에시온게벨(Ezion-geber · ㉸ 에찌온-게베르)에서 그 배들을 만들었다.

37 마레사(Mareshah) 사람 도다와후(Dodavahu)의 아들 엘리에셀(Eliezer)이 여호사밧에 대해 예언했다.

“왕이 아하시야와 연합하셨으므로 여호와가 왕의 일을 파하실 것입니다.”

배들이 파선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했다.

여호사밧의 약점이 끝까지 그를 따라다닌다. 아합과의 동맹, 아하시야와의 동맹 — 북왕국과 손잡으려는 성향이 반복된다. 역대기는 이것을 감추지 않는다. 좋은 왕도 일관되게 좋지 않았다. 그 사실이 기록에 남는다.



다음 장 —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다. 형제들을 죽이고 아합의 집처럼 행한다. 죽은 줄 알았던 엘리야가 편지를 보낸다.




역대하 21장 — 여호람의 잔혹, 엘리야의 편지


형제들을 죽이다

1 여호사밧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David)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Jehoram)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2 여호람의 형제들 — 여호사밧의 아들들 — 은 아사랴(Azariah)와 여히엘(Jehiel)과 스가랴(Zechariah)와 아사랴(Azariah)와 미가엘(Michael)과 스바댜(Shephatiah)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었다.

3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많은 예물을 주었다. 은금과 값진 보물들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주었다. 그러나 왕위는 여호람에게 주었다. 그가 장자였기 때문이다.

4 여호람이 일어나 그의 아버지의 나라를 굳게 잡고, 형제들 중 칼로 죽일 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서도 그렇게 했다.

왕위 계승 후 형제들을 제거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이처럼 노골적으로 형제들을 모두 처형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역대기는 이 사실을 간결하게 기록한다. 설명도 변명도 없다.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한다.

5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서른두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렸다.

6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아합(Ahab)의 집이 행한 것처럼.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였기 때문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7 그러나 여호와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아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에돔이 반란하다

8 그의 날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란하여 자기들 위에 왕을 세웠다.

9 여호람이 모든 병거와 함께 건너갔다. 밤에 일어나 자기를 포위한 에돔 사람들과 병거 장관들을 쳤다.

10 에돔이 유다의 통치 아래서 반란했다. 오늘까지 그렇다. 그 때에 립나(Libnah)도 반란했다.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11 또 여호람이 유다 산지에 산당들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들로 음행하게 하고 유다를 미혹했다.





엘리야의 편지

12 선지자 엘리야(Elijah)로부터 글이 왔다.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걷지 않고 유다 왕 아사(Asa)의 길로 걷지 않고,

13 도리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아합의 집이 이스라엘로 음행하게 한 것처럼 음행하게 하고, 또 네 아버지의 집에서 네 형제들 — 너보다 나은 자들 — 을 죽였으니,

14 보아라,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아들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15 네 창자의 병으로 병들 것이다. 그 병이 날마다 심해져 창자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엘리야의 편지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에게 편지를 보낸다. 여기에 시간선 문제가 있다. 열왕기하 2장에 따르면 엘리야는 여호사밧 시대에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즉 여호람이 단독으로 왕이 되기 전에 엘리야는 사라진 셈이다. 학자들은 두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 엘리야가 죽기 전에 미리 쓴 편지였다. 둘, 역대기의 시간 기록이 열왕기와 다르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편지는 왔고, 내용은 정확했다.





심판이 이루어지다

16 여호와가 여호람을 향해 블레셋(Philistia · ㉸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근처 아라비아(Arabia)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17 그들이 유다를 향해 올라와 쳐들어가서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빼앗아 갔다. 막내아들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 외에는 그에게 아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18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가 여호람의 창자에 고칠 수 없는 병을 내리셨다.

19 날이 지나고 이 년이 지난 후, 창자가 그 병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죽었다.

그의 백성이 그의 조상들을 위해 행한 것처럼 그를 위해 불을 피우지 않았다.

20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서른두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팔 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아쉬워하는 사람 없이 떠났다. 다윗 성에 묻혔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아니었다.

“아쉬워하는 사람 없이 떠났다” — 역대기가 어떤 왕에게 내리는 가장 냉혹한 평결이다. 왕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불도 피우지 않았다.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다. 권력은 가졌으나 애도는 없었다. 역대기는 이 사실을 두 번 반복한다 — 강조다.



다음 장 —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다.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아합의 집 방식을 따른다.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다.




역대하 22장 — 아하시야와 아달랴


아하시야의 즉위

1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람의 막내아들 아하시야(Ahaziah · ㉸ 아하즈야)를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군대와 함께 침입하여 그 이전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2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사십이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합의 딸 아달랴(Athaliah · ㉸ 아탈야)였다.

열왕기하 8:26은 아하시야의 즉위 나이를 “이십이 살”로 적는다. 역대하 22:2는 “사십이 살”이다. 두 숫자가 다르다. 마흔두 살은 아버지 여호람(마흔 살에 사망)보다 많으므로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학자들은 역대하의 숫자가 필사 과정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히브리 숫자 쓰기 방식에서 20(כ)과 40(מ)은 혼동되기 쉬웠다. 본문은 수정 없이 전달한다.

3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길로 걸었다.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하게 행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4 아합의 집이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의 지도자들이 되어 그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예후의 심판 속에 죽다

5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계획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Joram)과 함께 아람(Aram) 왕 하사엘(Hazael · ㉸ 하자엘)을 치러 라못 길르앗(Ramoth-gilead)으로 갔다.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쳤다.

6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Ramah)에서 받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르엘(Jezreel · ㉸ 이즈르엘)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람(Jehoram)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Ahab)의 아들 요람이 병이 났으므로 이스르엘에서 요람을 방문했다.

7 아하시야의 멸망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가 요람에게 나갔을 때, 도착하자 님시(Nimshi)의 아들 예후(Jehu)를 만났다. 여호와가 아합의 집을 징벌하도록 기름 부은 자였다.

8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중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를 섬기는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여 죽였다.

9 예후가 아하시야를 수색했다. 그를 잡았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Samaria)에 숨어 있었다. 그를 예후에게 데려왔다. 그를 죽였다.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그를 묻었다. “그에게는 나라를 지킬 아무도 없다”고 했다.





아달랴의 찬탈

10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모두 멸절시켰다.

11 왕의 딸 여호사브앗(Jehoshabeath · ㉸ 여호샤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Joash)를 왕의 아들들 중에서 빼내어 죽임을 당하는 자들 사이에서 숨겼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감추었다.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로 제사장 여호야다(Jehoiada)의 아내였다. 아달랴의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죽이지 않았다.

12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있었다.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 육 년이었다.

아달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유다를 통치한 여왕이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 여호람에게 시집와서 바알 숭배를 유다에 들여왔다. 아들이 죽자 다윗 혈통 전체를 말살하려 했다. 그것이 성공했다면 다윗 언약은 끊겼을 것이다. 하지만 한 명이 살아남았다. 요아스. 그것도 성전 안에 숨어서. 아달랴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역대기는 이 아이러니를 조용히 기록한다 — 왕의 혈통이 성전 때문에 살아남았다.



다음 장 — 요아스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성전에 숨어 있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사를 계획한다. 역사가 뒤집힌다.




역대하 23장 — 여호야다의 쿠데타


비밀 연합

1 칠년에 여호야다가 굳게 마음을 먹고 유다 백의 지도자들인 여로함(Jeroham)의 아들 아사랴(Azariah)와 여호하난(Johanan)의 아들 이스마엘(Ishmael)과 오벳(Obed)의 아들 아사랴(Azariah)와 아다야(Adaiah)의 아들 마아세야(Maaseiah)와 시그리(Zichri)의 아들 엘리사밧(Elishaphat)을 불러 언약을 맺었다.

2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왔다.

3 온 회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왕의 아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4 이것이 여러분이 행할 일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안식일에 들어오는 삼분의 일은 문들을 지키고,

5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 문(Foundation Gate)에 있으십시오. 온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있으십시오.

6 아무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외에는. 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의 명을 지켜야 합니다.

7 레위 사람들이 왕 사방에 각각 손에 병기를 들고 둘러서십시오.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죽이십시오. 왕이 나가고 들어올 때에 왕과 함께 있으십시오.”

이 거사는 철저하게 종교 제도 안에서 준비됐다. 레위 사람들이 병기를 들었다. 성전의 경비 체계가 군사 작전으로 전환됐다. 아달랴는 자신이 그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다. 성전은 단순히 예배 공간이 아니라 저항의 거점이 됐다.





기름 부음

8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한 대로 행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한 대로,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들과 나가는 자들을 내보내지 않고, 각각 자기 반을 거느렸다.

9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들과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백의 지도자들에게 주었다.

10 백성을 성전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각각 손에 병기를 들고 왕 주위에 서게 했다.

11 그들이 왕의 아들을 내어 왕관을 씌우고 증거판을 주었다. 그들이 그를 왕으로 선포하고 기름을 부었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이여, 만세!”





아달랴의 최후

12 아달랴가 백성이 달려가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나아왔다.

13 보니, 왕이 성전 문 입구에 기둥 곁에 서 있었다. 방백들과 나팔수들이 왕 곁에 있었다. 나라의 온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었다.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들을 들고 찬양을 인도했다.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쳤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14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지휘하는 백의 지도자들을 불러 말했다.

“그 여자를 대열 밖으로 내쫓으십시오. 칼로 뒤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십시오.”

제사장이 “그 여자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15 그들이 그 여자를 왕궁에 있는 말 문(Horse Gate) 입구로 데려갔다. 거기서 죽였다.





언약의 회복

16 여호야다가 여호와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17 온 백성이 바알(Baal)의 신전에 가서 그것을 헐었다. 제단들과 형상들을 부쉈다. 바알의 제사장 맛단(Mattan)을 제단들 앞에서 죽였다.

18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성전 임무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손에 다시 맡겼다. 다윗이 성전에서 나누어 정한 레위 사람들의 반열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했다. 기쁨으로, 노래와 함께.

19 여호야다가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성전 문들 앞에 세웠다. 어떤 면에서든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20 왕의 아들을 왕궁으로 내려왔다. 위쪽 문으로 들어가 높은 자리에 왕을 앉혔다.

21 나라의 온 백성이 기뻐했다. 성읍이 평온했다. 아달랴가 칼에 죽은 후였다.

이 쿠데타는 역사상 드문 방식이었다.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사제 주도의 정통성 회복이었다. 여호야다는 여섯 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 언약을 근거로 삼았다. 바알 성전을 허는 것이 아달랴를 죽이는 것보다 먼저 나온다 — 권력 교체가 아니라 신앙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구조다. 역대기는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다음 장 — 어린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한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은 옳게 행한다. 여호야다가 죽자 방향이 바뀐다.




역대하 24장 — 요아스의 성전 보수와 배반


어린 왕의 출발

1 요아스가 왕이 될 때 일곱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Beersheba · ㉸ 브에르 셰바) 출신 시비아(Zibiah)였다.

2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3 여호야다가 그를 위해 두 아내를 취했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성전 보수

4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말했다.

“유다 성읍들에 나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서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돈을 모으십시오. 빨리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서두르지 않았다.

6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물었다.

“모세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세금, 이스라엘 회중의 세금을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7 저 악한 여인 아달랴(Athaliah)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여호와의 성전 성물들을 바알들에게 드렸기 때문이었다.

8 왕이 명하여 궤 하나를 만들어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었다.

9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여호와께 드리라 했다.

10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기뻐하며 가져다가 궤에 넣었다. 가득 찰 때까지.

11 레위 사람들이 왕의 명대로 궤를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갔다. 그들이 많은 돈이 있음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것을 쏟아 내어 제자리에 가져다 두었다. 날마다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었다.

12 왕과 여호야다가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주었다.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철 세공인들과 놋 세공인들도.

13 일꾼들이 일했다. 보수하는 일이 그들의 손에서 진척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그 본래의 치수대로 회복하여 견고하게 세웠다.

14 마치자 그들이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다.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다. 섬기는 기물들과 번제에 쓰는 기물들과 숟가락들과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항상 번제를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렸다.

요아스의 성전 보수는 역대기가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주요 사건이다. 아달랴가 성전 기물을 바알에게 가져다 주었고, 여호람이 산당을 세웠다. 요아스는 그것을 되돌렸다. 열왕기하 12장과 같은 사건이지만 역대기는 훨씬 긍정적 시각으로 기술한다. 레위 사람들의 게으름도 솔직히 기록하되, 왕과 대제사장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다.





여호야다의 죽음과 요아스의 변심

15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 백삼십 세였다.

16 다윗 성에 왕들과 함께 묻혔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선을 행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야다는 “왕들과 함께 묻혔다” — 왕족이 아닌 제사장으로서 왕릉에 묻힌 유일한 인물이다. 역대기의 판단이 담긴 서술이다. 백삼십 세라는 나이는 성경에서 족장 시대 이후 가장 긴 수명으로 기록된다. 이 수명은 그의 충실함에 대한 신학적 표지처럼 읽힌다.

17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나아와 왕에게 절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18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19 여호와가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이 증언을 듣지 않았다.





스가랴의 순교

20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에게 임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말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깁니까?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21 그들이 그를 치기로 모의하고 왕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쳤다.

22 요아스 왕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가 죽으며 말했다.

“여호와가 보시고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의 죽음은 역대하의 마지막 순교다. 예수는 누가복음 11:51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를 언급한다. 아벨은 창세기 4장, 스가랴는 역대하 24장이다. 히브리 성경 정경의 처음과 끝이다. 예수가 구약 전체를 가리킬 때 창세기와 역대하로 경계를 표시한 것이다. 스가랴의 피가 정경의 마지막 피였다.

23 그 해 연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백성의 모든 방백들을 멸하고 노략물을 다마스커스(Damascus · ㉸ 다마스쿠스) 왕에게 보냈다.

24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가 그들의 손에 심히 큰 군대를 넘겨주셨다. 유다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아람이 요아스에게 심판을 행했다.

25 아람 사람들이 떠나갔다. 요아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고.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 때문에 음모를 꾸미고 침상에서 그를 죽였다.

그가 죽었다. 다윗 성에 묻혔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아니었다.

26 그에게 대적한 자들은 암몬(Ammon) 여인 시므앗(Shimeath)의 아들 사밧(Zabad)과 모압(Moab) 여인 시므릿(Shimrith)의 아들 여호사밧(Jehozabad)이었다.

27 요아스의 아들들에 대한 것과, 그에 대해 예언된 많은 것들과, 하나님의 성전의 보수에 대해서는 왕들의 주석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Amaziah · ㉸ 아마츠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요아스의 이야기는 두 단계가 명확하게 나뉜다.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과 그 이후. 같은 왕이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 역대기는 이 분기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를 이끈 사람이 누구였느냐가 그의 방향을 결정했다. 여호야다 없이 요아스는 자기 길을 찾지 못했다.



다음 장 — 아마샤가 에돔을 정복한다. 그런데 정복하고 돌아오며 에돔 우상들을 가져와 절한다.




역대하 25장 — 아마샤의 에돔 정복과 우상


즉위와 복수

1 아마샤가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호앗단(Jehoaddan)이었다.

2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아니었다.

3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서자 그는 자기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형했다.

4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여호와가 명하셨다 — “아버지는 아들들의 죄로 죽지 않을 것이요, 아들들도 아버지의 죄로 죽지 않을 것이다. 각자 자기 죄로 죽을 것이다.”

아마샤의 판결은 고대 근동의 관행과 달랐다. 당시 왕을 암살한 자의 일족을 멸족하는 것이 통례였다. 아마샤는 신명기 24:16을 적용했다. 법이 복수를 제한한 것이다. 역대기는 이 점을 긍정적으로 기록한다.





용병 해산

5 아마샤가 유다를 모아 지파별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의 지휘 아래 세웠다. 유다와 베냐민 전체를. 이십 세 이상 되는 자들을 계산하니 창과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자가 삼십만 명이었다.

6 또 이스라엘에서 은 백 달란트를 주고 용사 십만 명을 고용했다.

7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말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가 왕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Ephraim)의 모든 자손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8 만약 왕이 가신다면, 가서 용감히 싸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을 원수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울 수도 있고 엎드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9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백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다.

“여호와가 그것보다 더 많이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10 아마샤가 에브라임에서 온 군대를 돌려보냈다. 그들이 격렬하게 분노하여 집으로 갔다.





에돔 정복

11 아마샤가 굳게 마음을 먹고 그의 백성을 이끌고 소금 골짜기(Valley of Salt)로 갔다.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였다.

12 유다 자손이 만 명을 사로잡아 바위 꼭대기로 데려가 바위 꼭대기에서 던졌다. 모두 가루가 되었다.

소금 골짜기는 사해 남쪽 지역으로 추정된다. 에돔 영토 진입 관문이었다. “바위 꼭대기에서 던졌다”는 기록은 열왕기하에는 없는 역대하만의 서술이다. 역대기는 이 잔혹함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다. 설명도 정당화도 없이.

13 아마샤가 돌려보낸 군대 — 에브라임에서 온 자들 — 가 벧호론(Beth-horon · ㉸ 벳 호론)에서 유다 성읍들을 쳐서 사마리아(Samaria)까지 삼천 명을 죽이고 많이 노략했다.





에돔 우상을 들여오다

14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치고 돌아오며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 앞에 절하며 분향했다.

15 여호와의 진노가 아마샤에게 타올랐다. 선지자를 보내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 백성을 당신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한 그 나라 신들을 찾아갑니까?”

16 선지자가 말할 때 아마샤가 그를 막았다.

“우리가 너를 왕의 자문관으로 삼았느냐? 그만해라. 어찌하여 처벌을 받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쳤다가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고 내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복자가 패배한 신들의 우상을 가져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보다 강하다. 그런데 아마샤는 패배한 에돔의 신들 앞에 절했다. 선지자의 물음이 그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듣고 에돔 전쟁을 이겼으면서, 이번에는 그 말을 막는다. 같은 사람이 상반된 두 결정을 내린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다

17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한 후에 이스라엘 왕 예호아스의 아들 요아스(Joash)에게 사신을 보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만나보자.”

18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답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며 그 가시나무를 밟았더라.

19 당신이 에돔을 쳐서 패배시켰다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자기와 유다를 같이 멸망시키려 합니까?”

20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에돔 신들을 찾아간 그것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려는 것이었다.

21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왔다. 그들이 유다 벧세메스(Beth-shemesh · ㉸ 벳 세메스)에서 서로 보았다.

22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다.

23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벧세메스에서 아하시야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에브라임 문(Ephraim Gate)에서 모퉁이 문(Corner Gate)까지 예루살렘 성벽 사백 규빗을 헐었다.

24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벧에돔의 손에 있는 모든 금은과 기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들과 인질들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25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십오 년을 살았다.

26 아마샤의 남은 행적과 처음부터 끝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27 아마샤가 여호와를 떠난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음모가 있었다. 그가 라기스(Lachish)로 도망쳤다. 사람들이 라기스로 뒤따라가 그를 거기서 죽였다.

28 그들이 말들에 그를 실어 유다 왕의 성에 있는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마샤의 패턴은 역대기가 반복하는 주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기고, 듣지 않을 때 진다. 에돔 전쟁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들었다 — 이겼다. 에돔 신들을 가져왔다, 선지자를 막았다 — 졌다. 역대기는 이 도식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포로 귀환 공동체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여기에 있었다.



다음 장 — 아마샤의 아들 웃시야. 역대기가 가장 길게 서술하는 왕 중 하나다. 강성했으나 한 가지 교만이 그를 무너뜨렸다.




역대하 26장 — 웃시야, 분향단에서 멈춘 왕


강성한 왕

1 유다 온 백성이 웃시야(Uzziah · ㉸ 우찌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가 열여섯 살이었다.

2 왕이 죽은 후 웃시야가 엘롯(Eloth · ㉸ 엘랏)을 세워 유다에 회복시켰다.

3 웃시야가 왕이 될 때 열여섯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오십이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야(Jecoliah)였다.

4 웃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5 그가 스가랴(Zechariah)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이해하도록 그를 가르쳤다. 웃시야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6 그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가드(Gath · ㉸ 가트) 성벽과 야브네(Jabneh)와 아스돗(Ashdod · ㉸ 아스도드) 성벽을 헐었다.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성읍들을 세웠다.

7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Gur-baal)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므우닛(Meunites · ㉸ 므우님)을 치는데 도우셨다.

8 암몬 자손들이 웃시야에게 예물을 가져왔다. 그의 명성이 이집트 국경까지 퍼졌다. 심히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9 웃시야가 예루살렘에 모퉁이 문(Corner Gate)과 골짜기 문(Valley Gate)과 성벽 모퉁이에 망대들을 세우고 견고하게 했다.

10 또 광야에 망대들을 세우고 많은 우물을 팠다. 낮은 평지와 광야에 가축이 많았기 때문이다. 산지와 갈멜(Carmel · ㉸ 카르멜)에 농사를 좋아하는 농부들과 포도원을 돌보는 자들이 있었다.

11 웃시야에게 군대가 있었다. 여이엘(Jeiel) 서기관과 마아세야(Maaseiah) 행정관이 기록하고 왕의 지휘관 중 하나인 하나냐(Hananiah)의 지휘 아래 전쟁에 나갔다.

12 유력한 용사들의 총수가 이천육백 명이었다.

13 그들이 다스리는 군대는 삼십만 칠천오백 명이었다. 왕을 도와 원수들을 치는 강한 군대였다.

14 웃시야가 온 군대를 위해 방패들과 창들과 투구들과 갑옷들과 활들과 돌팔매 돌들을 준비했다.

15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고안한 기계들을 만들어 망대들과 성벽 모퉁이들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았다. 그의 명성이 먼 곳까지 퍼졌다. 놀라운 도움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이었다.

웃시야(Uzziah)는 열왕기하에서 아사랴(Azariah)로 불린다. 두 이름 모두 같은 왕을 가리킨다. 그의 치세는 BC 792-740년으로 추정된다. 오십이 년 — 유다 역사에서 가장 긴 재위 기간 중 하나다. 이사야 6:1 “웃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사야의 소명이 웃시야 말년이었음을 알려준다. 그의 죽음이 한 시대의 전환점이었다.





분향단 앞에서

16 웃시야가 강해졌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17 제사장 아사랴(Azariah)가 그를 뒤따라 들어갔다. 용감한 제사장들 팔십 명과 함께.

18 그들이 웃시야 왕에게 맞서며 말했다.

“웃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도록 거룩하게 된 자들 —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왕에게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19 웃시야가 화를 내었다. 그의 손에 분향로가 있었다. 제사장들과 화를 내는 동안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성전 분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20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돌아보았다. 보라, 그의 이마에 나병이 났다. 그를 거기서 내보내려고 급히 서둘렀다. 그도 빨리 나갔다. 여호와가 그를 쳤기 때문이었다.

21 웃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다.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거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겼다.

그의 아들 요담(Jotham · ㉸ 요탐)이 왕궁을 다스리며 나라 백성을 재판했다.

1931년 예루살렘 감람산(Mount of Olives)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다. BC 1세기경에 제작된 아람어 석판이다. “유다 왕 웃시야의 뼈를 여기로 옮긴다. 열지 말라.” 웃시야의 무덤이 어디선가 이장됐다는 증거다. 나병 환자로 죽었기에 일반 왕릉에 묻히지 못했고, 후대에 이장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비문은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웃시야는 성경 밖 고고학에서 이름이 확인되는 드문 유다 왕이다.

22 웃시야의 남은 행적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Isaiah)가 기록했다.

23 웃시야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에 왕들에게 속한 묘실 근처 밭에 묻혔다고들 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음 장 — 요담. 짧지만 깨끗한 치세. 아버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




역대하 27장 — 요담, 말없이 옳게


간결한 치세

1 요담이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Zadok · ㉸ 차도크)의 딸 여루사(Jerusha · ㉸ 여루샤)였다.

2 요담이 그의 아버지 웃시야의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다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게 행했다.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제한이다. 아버지 웃시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을 얻었다. 요담은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역대기는 이것을 겸손으로 읽는다. 자기 아버지의 실패에서 배웠다.

3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 윗문(Upper Gate)을 세웠다. 오벧 성벽 위에 많이 세웠다.

4 유다 산지에 성읍들을 세웠고 삼림 지대에 산성들과 망대들을 세웠다.

5 그가 암몬 자손들의 왕과 싸워 이겼다. 암몬 자손들이 그 해와 그 다음 해와 세 번째 해에도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고르와 보리 만 고르를 주었다.

6 요담이 강성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길을 견고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7 요담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전쟁들과 그의 길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8 그가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을 다스렸다.

9 요담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하스(Ahaz · ㉸ 아하즈)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요담에 대한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역대기의 판단은 분명하다 — 그는 옳게 행했고, 강성했다. 부패한 백성 가운데서도 왕 자신은 타협하지 않았다. 열왕기하 15:38은 그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끝낸다. 역대기도 마찬가지다. 조용한 신실함은 기록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요담이었다.



다음 장 — 아하스. 역대기에서 가장 어두운 왕 중 하나. 자녀를 불에 태우고 앗수르에게 구걸한다.




역대하 28장 — 아하스의 어둠


자녀를 불에 태우다

1 아하스가 왕이 될 때 이십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육 년 동안 다스렸다. 다윗과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

2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 바알(Baal)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다.

3 힌놈 아들의 골짜기(Valley of Ben-hinnom · ㉸ 힌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불로 사르게 했다.

4 산당들과 언덕들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드리고 분향했다.

힌놈의 골짜기(게 힌놈, גֵּי הִנֹּם)는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다.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몰렉(Molech · ㉸ 몰로크) 숭배가 여기서 행해졌다. 이 골짜기는 훗날 유대 문화에서 사후 형벌의 장소를 상징하는 ’게헨나(Gehenna)’의 어원이 된다. 예수가 “불 꺼지지 않는 게헨나”를 언급할 때 청중이 즉시 이해했던 지명이다. 아하스의 죄는 이 지명에 새겨진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

5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포로를 다마스커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스라엘이 크게 쳐서 죽였다.

6 르말리야의 아들 베가(Pekah · ㉸ 페카흐)가 유다에서 하루에 십이만 명을 죽였다. 용사들 모두.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7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Zichri)가 왕의 아들 마아세야(Maaseiah)와 왕궁 총무 아스리감(Azrikam)과 왕 다음의 엘가나(Elkanah)를 죽였다.

8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이십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여자들과 아들들과 딸들. 또 그들에게서 많은 노략물을 사마리아(Samaria)로 가져갔다.





선지자 오뎃의 경고

9 거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다. 오뎃(Oded)이라는 이름이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 앞에 나가 말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에 닿을 분노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10 이제 여러분은 유다와 예루살렘 자손들을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이 없습니까?

11 이제 들으십시오.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에게서 사로잡아 온 형제들을.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다. 요하난(Johanan)의 아들 아사랴(Azariah)와 메실레못(Meshillemoth)의 아들 베레갸(Berechiah)와 살룸(Shallum)의 아들 여히스기야(Jehizkiah)와 하들래(Hadlai)의 아들 아마사(Amasa).

13 “포로들을 여기로 데려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서 죄를 더하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가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14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략물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서 놓았다.

15 이름으로 지명된 사람들이 일어나 포로들을 붙잡았다. 그들의 군복으로 벌거벗은 자들 모두를 입혀 주었다.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들에 태워 종려나무 성(City of Palms), 곧 여리고(Jericho · ㉸ 예리코)로 데려가 그들의 형제들에게 돌려보냈다.

이스라엘 북왕국 군사들이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낸 이 사건은 역대하에만 기록된다. 선지자의 말 한 마디가 승리한 군대의 행동을 바꿨다. 역대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보존했다.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관철된 사례로.





앗수르에게 구걸하다

16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앗수르 왕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다.

17 에돔 사람들이 또 와서 유다를 쳐서 포로들을 데려갔기 때문이었다.

18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낮은 평지와 남쪽 유다 성읍들을 쳐서 벧세메스(Beth-shemesh)와 아얄론(Aijalon)과 그데롯(Gederoth)과 소고(Soco · ㉸ 소코)와 담나(Timnah · ㉸ 팀나)와 김소(Gimzo)와 그 마을들을 빼앗아 거기 살았다.

19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아하스 때문에 유다를 낮추셨다. 아하스가 유다에서 방종하고 여호와께 매우 심하게 범죄했기 때문이었다.

20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Tiglath-pileser · ㉸ 티글랏-필레세르)이 와서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그를 쳤다.

21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빼앗아 앗수르 왕에게 주었다. 그러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하스가 앗수르에게 뇌물을 주고 도움을 구했다. 그러나 앗수르는 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짓눌렀다.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했지만 아하스는 거부했다. 인간적 강대국에 의존한 대가가 더 큰 압박이었다. 역대기는 이 역설을 솔직하게 기록한다.





마지막 악행

22 아하스 왕이 곤고를 당하는 중에도 여호와께 더욱 범죄했다.

23 그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내가 그것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것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를 패망하게 했다. 온 이스라엘도.

24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모아 그 기물들을 쪼개고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닫았다. 예루살렘 모든 모퉁이에 자기를 위한 제단들을 세웠다.

25 유다 모든 성읍에 산당들을 만들어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26 아하스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27 아하스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다윗 성에 묻혔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는 넣지 않았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하스로 인해 여호와의 성전 문이 닫혔다. 역대기에서 성전은 국가의 영적 심장이다. 그 문이 닫힌다 — 이것이 역대기가 아하스에게 내리는 마지막 평결이다. 다음 왕 히스기야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그 문을 여는 것이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을 연다. 닫힌 것을 여는 일이 먼저다.




역대하 29장 — 히스기야의 성전 정결


문을 열다

1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Zechariah)의 딸 아비야(Abijah)였다.

2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3 그가 왕이 된 원년 첫째 달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아버지 아하스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성전 문을 닫는 것이었다. 아들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처음 한 일이 그 문을 여는 것이었다. 역대기는 이 대조를 첫 번째 문장에 배치한다. 원년 첫째 달 — 신년 첫날. 새 출발이었다.





레위 사람들에게 명하다

4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East Square)으로 불러 모았다.

5 그들에게 말했다.

“레위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십시오.

6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얼굴을 돌려 등을 돌렸습니다.

7 또 현관 문들을 닫고 등불을 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분향도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8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여 그들을 두렵고 놀라게 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9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이 칼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이 이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 이제 내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그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키기로 했습니다.

11 내 아들들이여, 이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여러분을 택하여 그의 앞에 서서 섬기고 그를 위해 섬기고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12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 고핫(Kohath) 자손 중에 아마새(Amasai)의 아들 마핫(Mahath)와 아사랴(Azariah)의 아들 요엘(Joel)이. 므라리(Merari) 자손 중에 압디(Abdi)의 아들 기스(Kish)와 여할렐렐(Jehallelel)의 아들 아사랴(Azariah)가. 게르손(Gershon) 자손 중에 심마(Zimmah)의 아들 요아(Joah)와 요아(Joah)의 아들 에덴(Eden)이.

13 엘리사반 자손 중에 시므리(Shimri)와 여이엘(Jeiel)이. 아삽 자손 중에 스가랴(Zechariah)와 맛다냐(Mattaniah)가. 헤만(Heman) 자손 중에 여히엘(Jehiel)과 시므이(Shimei)가. 여두둔(Jeduthun) 자손 중에 스마야(Shemaiah)와 웃시엘(Uzziel)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다

14 그들이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 들어갔다.

15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청결하게 했다.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발견한 모든 부정한 것을 기드론 시내(Kidron Brook · ㉸ 키드론 시내)로 가져가 내버렸다.

16 레위 사람들은 받아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

17 첫째 달 초하루부터 거룩하게 하기 시작하여, 첫째 달 팔일에 여호와의 현관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성전을 여드레 동안 거룩하게 하고, 첫째 달 십육일에 마쳤다.

18 그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온 성전과 번제 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진설병 상과 그 모든 기구들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19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하는 중에 내버린 모든 기물들도 우비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다

20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 방백들을 모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21 왕국과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제로 수소 일곱 마리와 수양 일곱 마리와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숫염소 일곱 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왕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제단 위에 드리게 했다.

22 수소들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수양들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렸다. 어린 양들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렸다.

23 왕과 회중 앞에 숫염소들을 가져와 속죄제로 삼았다. 왕과 회중이 손을 그 위에 얹었다.

24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

25 히스기야가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세웠다.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Gad)과 선지자 나단(Nathan · ㉸ 나탄)의 명대로 심벌즈와 비파와 수금을 가졌다. 여호와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명하신 것이었다.

26 레위 사람들이 다윗의 악기들을 잡고 섰다.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잡았다.

27 히스기야가 번제를 제단에 드리기를 명했다. 번제를 드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찬양도 다윗 왕이 만든 악기들과 나팔로 시작했다.

28 온 회중이 경배했다.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하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었다. 번제가 마칠 때까지 이것이 계속됐다.

29 드리기를 마쳤을 때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엎드려 경배했다.

30 히스기야 왕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의 시들과 선견자 아삽(Asaph)의 시들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다. 그들이 기쁨으로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했다.

31 히스기야가 말했다.

“이제 여러분이 여호와께 헌신하셨습니다. 가까이 나아와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십시오.”

회중이 제물들과 감사 제물들을 가져왔다.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번제를 가져왔다.

32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들의 수는 수소 칠십 마리, 수양 백 마리, 어린 양 이백 마리였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번제였다.

33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은 수소 육백 마리와 양 삼천 마리였다.

34 그러나 제사장들이 너무 적어 번제물들의 가죽을 다 벗길 수 없었다.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 제사장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까지 그들을 도왔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35 번제도 많았고, 화목제물의 기름도 있었고, 번제를 위한 전제물들도 있었다. 여호와의 성전 예배가 회복됐다.

36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것 때문에 기뻐했다.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 — 원년 첫째 달에 왕이 명하고, 열여섯 날 만에 성전이 정결해졌다. 역대기에게 이 속도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다. 오십이 년 웃시야 + 열여섯 년 요담 + 열여섯 년 아하스. 긴 세월 쌓인 오염이 열여섯 날에 씻겼다.



다음 장 — 성전이 정결해졌으니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가 됐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에까지 초청장을 보낸다.




역대하 30장 — 히스기야의 유월절


온 이스라엘에 보낸 편지

1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보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2 왕과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이 상의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했다.

3 정해진 때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사장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 자가 충분하지 않았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이 일이 왕과 온 회중의 눈에 옳았다.

5 온 이스라엘, 브엘세바(Beersheba)에서 단(Dan)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선포를 하기로 했다. 규정된 대로 많은 사람이 지킨 것이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이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이것은 통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관용구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한 직후(BC 722년경) 이 유월절을 열었다. 흩어진 북이스라엘 주민들을 다시 하나의 백성으로 부르는 시도였다.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 통일 시도였다.

6 파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 갔다. 왕의 명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아브라함(Abraham)과 이삭과 야곱(Jacob)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앗수르 왕의 손에서 피한 자들에게 그가 돌아오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조상들과 형제들처럼 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아서 여호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8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소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의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에게서 돌이킬 것입니다.

9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 앞에서 긍휼을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긍휼이 풍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돌아오면 그가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웃음과 순종 사이에서

10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스불론(Zebulun · ㉸ 즈불론)까지 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다.

11 그러나 아셀(Asher)과 므낫세(Manasseh)와 스불론(Zebulun)에서 얼마가 겸손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다.

12 하나님의 손이 유다에도 있어 왕과 방백들의 명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13 둘째 달에 무교절을 지키려고 심히 큰 회중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율법이 온전하지 않아도

14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제거했다. 분향 제단들도 다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Kidron Brook)에 던졌다.

15 둘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여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번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왔다.

16 그들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 처소에 섰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Moses)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17 회중 가운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못한 자가 많았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그들 대신 유월절 양을 잡았다. 여호와께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18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잇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을 먹었다. 기록된 것과 달랐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선하신 여호와여, 모든 자를 용서하시옵소서.

19 그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비록 성소의 정결 법도대로 깨끗하지 않더라도.”

20 여호와가 히스기야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결 규례보다 마음의 의향을 우선시한다. 정결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있었다 — 여호와가 그것을 받으셨다. 역대기에서 이 순간은 제도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신학을 담는다.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것은 실존적 질문이었다. 성전이 없는 동안 드린 기도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이 본문이 그 대답이었다.





칠일을 더하다

21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칠 일 동안 무교절을 크게 기뻐하며 지켰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 큰 악기들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22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선하게 말했다. 그들이 일 주일 동안 절기의 지정된 제물들을 먹었고,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23 온 회중이 상의하여 칠 일을 더 지키기로 했다. 칠 일을 기쁨으로 더 지켰다.

24 유다 왕 히스기야가 회중에 수소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내어주었다. 방백들은 수소 천 마리와 양 만 마리를 회중에 내어주었다. 제사장들 중에 자신을 거룩하게 한 자가 많았다.

25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기뻐했다.

26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다윗(David)의 아들 솔로몬(Solomon) 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이런 것이 없었다.

27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해 축복했다. 그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 그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다.



다음 장 — 유월절의 기쁨이 제도 개혁으로 이어진다. 히스기야가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십일조 체계를 세운다.




역대하 31장 — 히스기야의 십일조 개혁


우상을 부수다

1 이 모든 것이 끝났다.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유다 성읍들로 나가서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유다와 베냐민 온 땅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허물었다. 모두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갔다.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의 우상들을 스스로 부쉈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절기 후 남은 동력이었다. 예배가 먼저였고, 개혁은 그 결과였다. 역대기는 이 순서를 중요하게 기록한다.





성전 직분의 회복

2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들을 세웠다. 각각 자기 직무에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나누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여호와의 진 문들에서 찬양하게 했다.

3 또 왕이 자기 재산에서 번제를 위한 몫을 지정했다. 아침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4 왕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라 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에 힘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물이 쌓이다

5 선포가 나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를 풍성하게 가져왔다. 모든 것의 십일조도 많이 가져왔다.

6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하게 된 것들의 십일조를 가져와 무더기를 이루었다.

7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8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그 무더기들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를 찬양했다.

9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 무더기들에 대해 물었다.

10 대제사장 사독(Zadok) 집안의 아사랴(Azariah)가 대답했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가 먹고도 풍족하고 남은 것이 많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백성을 복 주셨으므로 이 큰 더미가 남았습니다.”





창고를 세우다

11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창고들을 준비하라 했다. 준비했다.

12 그 안에 드린 것들과 십일조들과 거룩하게 된 것들을 충성으로 가져왔다. 레위 사람 고나냐(Conaniah)가 그것들을 감독했고 그의 형제 시므이(Shimei)가 그 다음이었다.

13 여히엘(Jehiel)과 아사시야(Azaziah)와 나핫(Nahath)와 아사헬(Asahel)과 여리못(Jerimoth)과 요사밧(Jozabad)과 엘리엘(Eliel)과 이스마갸(Ismachiah)와 마핫(Mahath)와 브나야(Benaiah)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 지도자 아사랴(Azariah)의 명을 따라 고나냐와 그의 형제 시므이의 아래 감독들이었다.

14 동쪽 문지기 임나의 아들 고레(Kore)가 하나님께 드린 자원 헌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린 것들과 지성물들을 나누었다.

15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제사장들의 성읍들에서 그를 도왔다. 성실하게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눠주었다. 크고 작은 자 없이 반열대로.

16 계보에 기록된 남자들에게, 삼 세 이상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날마다 들어가 각 자기의 직무에 따라 섬기는 자들에게 외에도.

17 제사장들은 각자의 집안에 따른 계보로, 레위 사람들은 이십 세 이상 각자의 직무와 반열에 따라.

18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 온 회중 — 이는 그들이 그 거룩하게 된 것으로 충성하게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19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중에 자기 성읍의 들판들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각 성읍에서 이름이 지명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 중에 계보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몫을 나눠주었다.





히스기야의 신실함

20 히스기야가 유다 온 땅에서 이같이 행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하고 옳고 진실한 일을 했다.

21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든, 율법이든, 계명이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는 마음을 다하여 그의 하나님을 찾아 힘썼다. 형통했다.

31장의 결론은 역대기의 핵심 신학 공식이다 —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한다.” 이 공식이 역대기 전체를 관통한다. 십일조와 창고와 반열과 계보 — 이 모든 제도의 목적은 제사장들이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었다. 생계 걱정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조.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재건해야 할 것이 바로 이 구조였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시험을 받는다. 앗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로 밀려온다.




역대하 32장 — 산헤립의 칼과 히스기야의 터널


앗수르가 왔다

1 히스기야가 이 일들을 성실하게 행한 후에 앗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해 진을 치고 취하려 했다.

2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음을 보았다.

3 방백들과 용사들과 상의하여 성 밖의 샘물들을 막기로 했다. 그들이 도왔다.

4 많은 백성이 모여 샘물들을 모두 막고, 땅 가운데로 흐르는 시내도 막았다.

“앗수르 왕들이 와서 물을 많이 만나게 할 이유가 없다.”

히스기야의 수로 공사는 고고학적으로 가장 잘 입증된 성경 사건 중 하나다. 히스기야 터널(Hezekiah’s Tunnel) — 또는 실로암 터널(Siloam Tunnel) — 은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통과할 수 있다. 길이 533미터. 기혼 샘(Gihon Spring)에서 성 안 실로암 못(Pool of Siloam)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지하 수로다. 1880년 터널 내부에서 히브리어 비문이 발견됐다. “굴착이 완성됐다… 두 팀이 양쪽에서 파 들어와 서로 만났다.” 이 실로암 비문(Siloam Inscription)은 현재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있다. BC 701년 산헤립 침공 직전 공사로 추정된다.

5 히스기야가 담대하여 무너진 성벽을 다 수리하고 망대들을 세우고 또 다른 성벽을 외부에 세웠다. 또 다윗 성의 밀로(Millo)를 강화하고 병기와 방패들을 많이 만들었다.

6 히스기야가 군사 지도자들을 세워 백성을 통솔하게 하고 성문 광장에 그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다.

7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앗수르 왕과 그와 함께한 큰 군대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큽니다.

8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에 힘을 얻었다.





랍사게의 심리전

9 앗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자신은 모든 군대와 함께 라기스(Lachish · ㉸ 라키스)를 치고 있었다.

그 신하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모든 자들에게 말했다.

10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여 예루살렘 포위전을 견디려 하느냐?

11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굶어죽게 하고 갈증으로 죽게 하려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12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한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만 분향하라 하지 않았느냐?

13 내 조상들이 여러 나라들의 모든 민족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 나라들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14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중에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15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더 말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유혹하여 앗수르 왕이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말했다.

16 산헤립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 더욱 말했다.

17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했다. “다른 나라들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지 못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하지 못할 것이다.”

18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이 듣고 두렵고 놀라게 하려고 유다 말로 크게 외쳐 말했다.

BC 701년 앗수르 원정에 대한 산헤립 자신의 기록이 남아 있다. 오각형 프리즘 형태의 점토 기록물 — 산헤립 프리즘(Sennacherib Prism) 또는 테일러 프리즘(Taylor Prism) — 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그(히스기야)를 새장 속의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 정복을 주장하지 않는다. 포위만 말한다. 이것은 의미심장하다. 앗수르 기록이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다.





하룻밤의 반전

19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에 대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 나라들의 신들과 같이 말했다.

20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Isaiah) 선지자가 기도하여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21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어 앗수르 왕의 진영 중에 있는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방백들을 멸하셨다. 그가 수치를 당하며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그를 칼로 죽였다.

산헤립은 BC 681년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암살됐다. 이것은 아시리아 기록에도 나온다. 열왕기하 19장은 한 천사가 앗수르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고 기록한다. 역대기는 그 숫자를 생략하고 사건만 기술한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Herodotus)는 앗수르 군대가 쥐들이 활을 갉아먹어 퇴각했다고 기록했다 — 이것이 전염병을 가리키는 은유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어떤 역사적 메커니즘이었든, 앗수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22 여호와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앗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다.

23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다. 그 후로 그가 모든 나라들의 눈에 높아졌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회개

24 그 날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주셨다.

25 그러나 히스기야가 받은 은혜를 따라 보답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26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을 낮추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에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바빌론 사신들

27 히스기야에게 재물과 영광이 심히 많았다. 그가 은과 금과 보석들과 향품들과 방패들과 값진 기물들의 창고를 만들었다.

28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창고들과 모든 종류의 가축들의 외양간들과 양 우리들도.

29 성읍들을 세웠다. 양 떼와 소 떼를 많이 소유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매우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이었다.

30 이 히스기야가 기혼의 위쪽 수원을 막아 서쪽으로 다윗 성(City of David) 아래로 곧게 연결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행하는 일에 형통했다.

31 바빌론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탐문하러 사신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그에게서 떠나셨다.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려 함이었다.

32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선한 행동들은 아모스(Amos)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 책에 기록되어 있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도 있다.

33 히스기야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다윗 자손의 묘실 올라가는 길에 묻혔다. 그가 죽을 때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존중했다. 그의 아들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음 장 —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역대기가 열왕기와 가장 다르게 기록하는 왕. 열왕기는 유다 최악의 왕으로 끝내지만, 역대기는 그가 바빌론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기록한다.




역대하 33장 — 므낫세의 회개


유다 최악의 왕

1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열두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오십오 년 동안 다스렸다.

2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나라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세웠다. 바알(Baal)들을 위한 제단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다. 하늘의 모든 군대를 숭배하고 섬겼다.

4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들을 세웠다.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셨다 — “내 이름이 예루살렘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5 여호와의 성전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대를 위한 제단들을 세웠다.

6 힌놈 아들의 골짜기(Valley of Ben-hinnom)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로 사르게 했다. 점술과 마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두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하여 그를 노하게 했다.

7 조각하여 만든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그 성전 — 에 세웠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8 내가 모세의 손을 통해 준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의 발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정한 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9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게 했다.

10 여호와가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바빌론으로 끌려가다

11 여호와가 앗수르 왕의 군대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오게 하셨다. 그들이 므낫세를 갈고리로 잡아 청동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Babylon)으로 끌고 갔다.

앗수르가 므낫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는 이 기록은 열왕기하에는 없다. 역대기만의 기록이다. 역사적 배경을 추정해볼 수 있다. BC 7세기 앗수르 왕 에살핫돈(Esarhaddon)과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의 기록에 “야우디의 왕 므낫세”가 앗수르에 조공을 바친 속국 왕 목록에 등장한다. 므낫세가 반란을 꾀했다가 잡혀갔을 가능성이 있다.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지만, 외부 자료와 역대기의 기록이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는다.

12 그가 고통 중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13 기도했다. 여호와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왕국으로 돌려보내셨다.

므낫세가 그때에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므낫세의 기도는 훗날 므낫세의 기도(Prayer of Manasseh)라는 외경 문서의 토대가 됐다. 이 문서는 성경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초대 교회에서 널리 사용됐다. 현재 가톨릭 성경의 부록과 동방 정교회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 “나는 쇠보다 더 굳어져 있습니다. 나는 내 많은 죄악들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 이 외경이 역대하 33장의 기록에서 확장됐다. 열왕기에는 므낫세의 회개가 없다. 역대기만이 이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4 이 후에 므낫세가 다윗 성에 외성을 세웠다. 기혼 서편에 있는 골짜기 어문(Fish Gate) 으로 들어가는 오벧(Ophel) 을 둘러 심히 높이 세웠다.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도자들을 두었다.

15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성전 안의 우상을 제거했다. 여호와의 성전 산과 예루살렘에 세운 모든 제단들을 제거하여 성 밖으로 내버렸다.

16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화목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렸다.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했다.

17 그러나 백성들은 오직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면서도 아직 산당들에서 드렸다.

18 므낫세의 남은 행적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선견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19 그의 기도와 그의 간청이 들린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겸손하기 전에 산당들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들과 우상들을 세운 장소들은 호새(Hozai)의 기록에 적혀 있다.

20 므낫세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그의 궁전 동산, 웃사(Uzza)의 동산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몬(Amon)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아몬의 짧은 악정

21 아몬이 왕이 될 때 이십이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이 년 동안 다스렸다.

22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섬겼다.

23 그러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것처럼 하지 않았다. 이 아몬이 더욱 죄를 지었다.

24 그의 신하들이 그를 대적하여 모의하고 왕궁에서 죽였다.

25 나라 백성이 아몬을 대적하여 모의한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대신하여 그의 아들 요시야(Josiah)를 왕으로 삼았다.

므낫세와 아몬의 대조는 선명하다. 므낫세는 오십오 년 통치 중 말년에 회개했다. 아몬은 두 해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됐다. 회개가 늦었어도 므낫세는 역사에 마지막 흔적을 남겼다. 아몬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역대기는 므낫세의 회개를 긍정적으로 기록한다. 돌아선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신학이다. 얼마나 늦었든.



다음 장 — 여덟 살의 요시야가 왕이 된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다.




역대하 34장 — 율법책이 나타나다


어린 왕의 선택

1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여덟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2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3 왕이 된 지 팔년 되는 해 — 아직 어릴 때 — 에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십이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다.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없앴다.

열왕기하 22장은 율법책 발견으로 시작한다. 역대기는 그보다 앞에 요시야의 자발적 개혁을 먼저 기록한다. 열여섯 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율법책이 없어도 그는 이미 방향을 잡았다. 책이 발견됐을 때 충격이 컸던 이유는 개혁에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찾고 있던 자에게 지도가 주어진 것이었다.

4 바알의 제단들을 그 앞에서 헐었다. 그 위에 있는 태양 기둥들을 찍었다.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부수어 빻아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무덤 위에 뿌렸다.

5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6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까지 사방을 폐허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했다.

7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조각한 형상들을 부수어 빻고, 이스라엘 온 땅의 모든 태양 기둥들을 찍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전 보수와 율법책 발견

8 요시야 왕 십팔년에 왕이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아살리야(Azaliah)의 아들 사반(Shaphan)과 성읍 방백 마아세야(Maaseiah)와 사관 요아(Joah)를 보내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

9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Hilkiah · ㉸ 힐키야)에게 나아갔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돈을 주었다. 이것은 레위 사람들 — 문을 지키는 자들 —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은 이스라엘 모두에게서와 유다와 베냐민 온 백성에게서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었다.

10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의 손에 주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주었다.

11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이음목과 유다 왕들이 무너뜨린 집들을 위한 목재를 샀다.

12 일꾼들이 성실하게 일했다. 므라리 자손 레위 사람들인 야핫(Jahath)과 오바댜(Obadiah)가 그들의 감독이었다. 고핫 자손인 스가랴(Zechariah)와 므술람(Meshullam)이 그 다음이었다. 레위 사람들로서 모든 악기 연주에 능숙한 자들도.

13 짐꾼들을 감독하며 모든 일의 일꾼들을 감독했다. 레위 사람들 중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문지기들도 있었다.





책이 나왔다

14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진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15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힐기야가 사반에게 그 책을 주었다.

16 사반이 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말했다.

“당신의 종들이 맡겨진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17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돈을 부어 감독자들의 손과 일꾼들의 손에 주었습니다.”

18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말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 하나를 주었습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다.





왕이 옷을 찢다

19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옷을 찢었다.

20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Ahikam)과 미가의 아들 압돈(Abdon)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아사야(Asaiah)에게 명했다.

21 “가서 나를 위해,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와 유다를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보아라.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2 힐기야와 왕이 보낸 자들이 선지자 훌다(Huldah)에게 갔다. 그녀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사는 하스라의 손자 딕와의 아들 예복 관리인 살룸의 아내였다. 그들이 그녀에게 말을 전했다.





훌다의 예언

23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24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유다 왕이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이 곳과 그 주민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25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모든 행위로 나를 노하게 했습니다. 이 곳을 향한 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26 그러나 여호와께 물으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 왕에게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27 내가 이 곳과 이 주민들에 대해 말한 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28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당신의 조상들에게로 거두어들이겠습니다. 평안히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내가 이 곳과 이 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당신이 눈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이 말을 전했다.





온 백성 앞에서 언약을 맺다

29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

30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크고 작은 백성 모두와 함께. 왕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의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었다.

31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고, 그의 계명과 증거와 법도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겠다고.

32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모두를 다 여기에 세웠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했다.

33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것을 떠나지 않았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순서를 다르게 배치한다. 열왕기는 율법책 발견 → 개혁의 순서다. 역대기는 개혁 시작(12년) → 율법책 발견(18년)의 순서다. 열왕기의 요시야는 율법책이 그를 바꿨다. 역대기의 요시야는 이미 바뀐 후 율법책을 만났다. 두 해석 모두 요시야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 그러나 역대기는 요시야가 외부 자극 없이 스스로 돌아선 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음 장 — 요시야가 솔로몬 이후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연다. 그리고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비극적으로 죽는다.




역대하 35장 — 요시야의 유월절과 므깃도의 죽음


솔로몬 이후 최대의 유월절

1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위한 유월절을 지켰다.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

2 왕이 제사장들을 그들의 직무에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 봉사를 위해 그들을 강하게 했다.

3 왕이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거룩하게 섬기는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세운 성전에 두십시오.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십시오.

4 여러분의 반열대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로 준비하여 여러분 조상들의 집안별로 자리를 잡으십시오.

5 거룩한 처소에 서서 동족 일반 백성들을 대신하여 레위 사람들의 분파들에 따라.

6 유월절 양을 잡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궤를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다” — 이것은 성전이 완성된 상태를 전제한다. 레위 사람들의 원래 직무는 광야에서 성막을 메고 다니는 것이었다.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고정된 성전이 있으므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섬긴다. 요시야의 이 선언은 시대 전환의 인식이다.

7 요시야가 거기 있는 모든 백성을 위해 유월절 제물로 양들과 어린 염소들 삼만 마리와 수소 삼천 마리를 내어주었다. 자기 재산에서.

8 방백들도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의 성전 방백들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이 유월절 제물로 양 이천육백 마리와 수소 삼백 마리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9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인 고나냐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뱌와 여이엘과 요사밧이 유월절 제물로 양 오천 마리와 수소 오백 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

10 예배가 준비됐다. 왕의 명대로 제사장들이 자기 처소에, 레위 사람들이 자기 반열대로 섰다.

11 유월절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이 가죽을 벗겼다.

12 그들이 번제물을 옮겨 일반 백성들의 족속별 분파에 주어 여호와에게 드리게 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13 불로 유월절 양을 규정대로 구웠다. 거룩하게 된 것들은 솥들과 냄비들과 대접들에 삶아 모든 일반 백성에게 빠르게 가져갔다.

14 그 후에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밤에 번제물과 기름을 드리느라 바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준비했다.

15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대로 자기 처소에 있었다. 문지기들은 각 문에서. 그들이 자기 섬기는 곳을 떠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16 이날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예배가 준비되어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다. 요시야 왕의 명대로.

17 거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 유월절과 칠 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18 선지자 사무엘(Samuel)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요시야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거기 있는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지킨 것과 같은 유월절을 지킨 것이 없었다.

19 요시야 왕 십팔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역대기가 이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 최대라고 평가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열왕기하 23:22는 사사 시대 이후 최대라고 한다. 역대기는 왕정 시작 전 사무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더 긴 역사적 맥락을 설정하는 것이다. 요시야의 유월절이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 회복 사건이었다는 해석이다.





므깃도에서의 죽음

20 요시야가 이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준비한 후에 이집트 왕 느고(Neco · ㉸ 느코)가 유프라테스 강 변 갈그미스(Carchemish · ㉸ 카르케미시)를 치러 올라왔다. 요시야가 그를 막으러 나갔다.

21 느고가 그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했다.

“유다 왕이여,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와 싸우는 집을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서두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당신을 멸하실 것입니다.”

22 그러나 요시야가 얼굴을 돌이키지 않았다. 느고의 말 —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 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러 나갔다.

요시야가 변장하고 므깃도(Megiddo · ㉸ 므기도) 골짜기에서 싸우러 나갔다.

이집트 왕 느고의 갈그미스 원정은 역사적 사실이다. BC 609년의 일이다. 느고는 쇠퇴하는 앗수르를 지원하여 신흥 바빌론에 맞서려 했다. 요시야는 왜 나갔는가. 확실하지 않다. 바빌론 편에 서서 이집트를 막으려 했을 수 있다. 또는 유다의 북쪽 국경을 지키려 했을 수도 있다. 역대기는 느고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기록한다 —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는 듣지 않았다.

23 궁수들이 요시야 왕을 쏘았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이 곳에서 데리고 나가십시오. 나는 심히 다쳤습니다.”

24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려 그의 다른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가 죽었다.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묻혔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를 위해 슬퍼했다.

25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두 요시야를 위해 부른다. 이스라엘에 규례로 남았다. 보라, 그것들이 애가(Lamentations) 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 이것은 학자들이 논쟁하는 구절이다.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 함락을 애도하는 시집으로, 요시야의 죽음을 직접 애도하는 내용이 아니다. 역대기가 가리키는 것이 예레미야애가 전체인지, 아니면 지금은 사라진 별도의 애가인지 불분명하다. “애가 책”이 지금 우리의 예레미야애가와 같은지도 확실하지 않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26 요시야의 남은 행적들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그의 선한 행동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27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죽음은 역대기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다. 선한 왕이 싸우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가 화살에 맞아 죽었다. 역대기의 논리는 명확하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형통하고, 듣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다. 그것이 선한 왕에게도 적용된다. 요시야의 신실함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그 순간의 불순종이 그를 무너뜨렸다. 역대기의 규칙은 예외가 없다.



다음 장 — 마지막 네 왕.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




역대하 36장 — 마지막 왕들, 예루살렘의 끝, 그리고 고레스


여호아하스 — 석 달

1 나라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를 예루살렘에서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2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이십삼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3 이집트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하고 유다에서 은 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세금으로 물렸다.

4 이집트 왕 느고(Neco · ㉸ 느코)가 그의 형제 엘리아김(Eliakim · ㉸ 엘야킴)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다. 그 이름을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으로 바꾸었다. 느고가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데려갔다.

이름을 바꾼다 — 이것은 주권의 표시다. 엘리아김에서 여호야김으로. 파라오가 왕의 이름을 지어줬다. 창세기의 파라오가 요셉에게 새 이름을 준 것처럼. 이름을 주는 자가 주인이다. 요시야 이후 유다는 스스로 이름을 결정할 수 없게 됐다.





여호야김 — 십일 년

5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이십오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6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느부카드네자르)이 올라와 그를 청동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7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 중 일부를 바빌론으로 가져가 자기 신전에 두었다.

8 여호야김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가증한 것들과 그에게서 발견된 것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 — 석 달 열흘

9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여덟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10 해가 돌아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귀한 기물들도. 그의 형제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삼았다.





시드기야 — 열한 해

11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이십일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12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Jeremiah)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13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반역했다. 목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

14 제사장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도 이방 나라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심히 범죄하여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을 더럽혔다.

15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사신들을 통해 그들에게 일찍부터 부지런히 전하셨다. 그의 백성과 그의 거처를 아끼셨기 때문이었다.

16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조롱하고 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의 선지자들을 비웃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올라와 회복될 수 없었다.

“회복될 수 없었다(מֵין מַרְפֵּא)” — 이것은 역대기의 핵심 어구다. 역대하 21:18에서 여호람의 병에 이 단어가 쓰였다. 이제 나라 전체에 이 단어가 적용된다. 고칠 수 없는 병. 개인의 병이 국가의 병이 됐다. 선지자들을 비웃은 역사의 누적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었다.





예루살렘의 함락

17 하나님이 갈대아인들의 왕을 그들에게 오게 하셨다. 그가 성전에서 청년들을 칼로 죽였다. 젊은이와 처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와 노인도 그에게 넘겨졌다.

18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크고 작은 기물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과 왕과 그의 방백들의 보물들을 모두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19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그 모든 궁전들을 불사르고 그것의 모든 귀한 기물들을 무너뜨렸다.

20 칼에서 피한 자들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와 그의 아들들의 종이 되었다. 페르시아 왕국이 다스릴 때까지.

21 이것은 여호와가 예레미야(Jeremiah)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땅이 그 안식년들을 누릴 때까지. 그 황폐한 날 동안 안식하여 칠십 년이 찼다.

“칠십 년” — 예레미야 25:11과 29:10의 예언이다. 기산점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이 나뉜다. BC 605년(첫 번째 포로) ~ BC 538년(고레스 칙령)이면 67년. BC 587년(예루살렘 함락) ~ BC 516년(제2성전 완공)이면 71년. 정확한 계산보다 신학적 의미가 중요하다 — 70년은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언자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다.





고레스의 칙령

22 페르시아 왕 고레스(Cyrus · ㉸ 키루스) 원년에 여호와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가 자기 나라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리고 또 공문을 써서 말했다.

23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가 내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가 있으면 다 올라갈지어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BC 538년 고레스의 칙령이다. 그리고 역대기는 여기서 끝난다. 성전이 불탔다는 말을 하고, 곧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으로 끝난다. 이것이 역대기의 구조다 — 파괴가 마지막 말이 아니다. 재건의 명령이 마지막 말이다.

고레스 원통(Cyrus Cylinder) — 1879년 남부 이라크 바빌론에서 발굴된 점토 원통이다. 현재 런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아카드어 비문에는 고레스가 바빌론 신 마르둑의 이름으로 포로로 잡혀온 다양한 민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신전을 재건하게 했다고 적혀 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목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고레스의 정책 — 피정복민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한다 — 을 확인해 준다. 성경의 칙령과 역사 자료가 교차하는 드문 지점이다. 일부 학자는 고레스 원통이 유대인 귀환의 직접 증거라고 본다. 다른 학자는 일반 정책 선언이므로 직접 연결은 과도하다고 본다. 두 입장 모두 원통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 타나크(תַּנַ“ךְ)의 마지막 책이다. 창세기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 한 문장으로 끝난다 —”올라갈지어다(יַעַל).” 유대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aliyah, עֲלִיָּה)”고 표현한다. 지리적 고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학적 고도 때문이기도 하다. 타나크의 마지막 단어는 명령이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올라가라.



역대하 끝.

바빌론의 연기가 가시기 전에 페르시아의 칙령이 내려왔다. 무너진 돌들 사이에서 명령 하나가 들렸다 — 올라가라, 짓거라. 역대기는 망국의 역사가 아니라 귀환의 초대로 끝난다. 그것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들어야 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image: 에스라 표지]








에스라

폐허에서 두 번째 성전까지 — 70년 후의 귀향.




에스라 조망

에스라는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BC 538)으로 시작된 두 차례의 귀환을 다룬다. 첫 귀환에서 스룹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80년 후 학자 에스라가 율법을 들고 와 이방 여인 결혼 문제를 다룬다. 정체성의 재구성, 율법 공동체의 부활.


1부 · 성전 재건 (1~6장)

스룹바벨, 폐허에서 다시



2부 · 에스라의 개혁 (7~10장)

율법, 결혼, 회개




에스라 1장 —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귀환 명령


페르시아의 첫해

1 페르시아(Persia) 왕 고레스(Cyrus · ㉸ 키루스) 원년에, 여호와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가 자기 나라 방방곡곡에 조서를 내리고 또 공문을 써서 말했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한 해는 BC 539년이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칙령이 내려왔다. 70년 포로 — 예레미야 25:11과 29:10의 예언이다. BC 605년(첫 번째 포로, 다니엘과 왕족)부터 BC 538년까지 계산하면 67년, BC 587년(예루살렘 함락)부터 BC 516년(성전 완공)까지 계산하면 71년이다. 학자마다 기산점이 다르다. 정확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린다. 그리고 이루어진다.

2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같이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가 내게 명하여 유다(Judah)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3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가 있으면 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에 계신 그분에게로 올라갈지어다.

4 이 백성의 남은 자가 어느 곳에 거류하든지 그 곳 사람들이 그를 도와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우라.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라.”

고레스 원통(Cyrus Cylinder) — 1879년 호르무즈 라삼(Hormuzd Rassam)이 이라크 남부 바빌론 유적지에서 발굴한 아카드어 점토 원통이다. 현재 런던 대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BC 539년경 제작. 비문에는 고레스가 바빌론 신 마르둑의 명령으로 여러 민족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상과 신전을 복구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고레스의 일반 정책 — 피정복민에게 자국의 종교와 귀환을 허용한다 — 과 에스라 1장의 칙령이 정확히 평행을 이룬다. 유엔은 이 원통을 인권 선언의 최초 문서 중 하나로 거론한 바 있다. 성경과 세속 역사 자료가 교차하는 드문 지점이다.





일어나는 사람들

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다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올라갈 채비를 했다.

6 그들의 사방 이웃이 다 은 그릇과 금과 기구와 짐승과 귀한 물건으로 그 손을 강하게 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다.

“마음이 감동을 받은 자들” — 이것이 핵심이다. 칙령은 허락이었지 강제가 아니었다. 50년 가까이 바빌론에서 살아온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그곳에 집을 짓고 가계를 꾸리고 있었다. 칙령이 났다고 해서 다 떠난 것이 아니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귀환자 수 약 5만 명은 당시 바빌론 유대인 전체 수에 비하면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 두려움과 익숙함과 현실적 계산을 넘어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결심이 두 번째 이야기를 만들었다.





성전 기물의 귀환

7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을 꺼내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성전에 두었던 것들이다.

8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창고 감독 미드르닷(Mithredath)에게 그것들을 꺼내게 하여 유다 방백 세스바살(Sheshbazzar · ㉸ 세스바차르)에게 계수하여 주었다.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학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논쟁이다. 두 이름 모두 바빌론식 이름이다. 에스라 5:14에서 세스바살이 성전 기초를 놓은 자로 언급되고, 스가랴 4:9에서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은 자로 나온다. 동일인이라면 한 인물의 두 이름, 별개 인물이라면 연속적 지도자다. 본문은 두 이름을 나란히 쓰면서도 그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9 그 수는 이러했다. 금 쟁반 서른 개, 은 쟁반 천 개, 칼 스물아홉 개,

10 금 그릇 서른 개, 값진 은 그릇 사백열 개, 다른 기구 천 개.

11 금, 은 기구의 합계가 모두 오천사백 개였다. 세스바살이 사로잡혀 간 자들을 데리고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

성전 기물들이 돌아왔다 —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반환이 아니다. 느부갓네살은 BC 605년과 597년, 그리고 587년에 걸쳐 성전 기물들을 가져갔다(열왕기하 24-25장). 그것은 전리품이자 신학적 굴욕이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셨다’는 상징이었다. 기물들의 귀환은 그 결론을 뒤집는다. 하나님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온다.



다음 장 —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 약 5만 명. 이름과 숫자가 나열되는 지루한 목록처럼 보이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가 결심 하나하나다.




에스라 2장 —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귀환자 명단의 시작

1 옛적에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느부카드네자르) 바빌론 왕에게 사로잡혀 바빌론(Babylon) 으로 갔다가 예루살렘과 유다 자기 각 성읍으로 돌아온 지방 사람들은 이러했다.

2 그들이 스룹바벨(Zerubbabel · ㉸ 즈루빠벨), 예수아(Jeshua), 느헤미야(Nehemiah), 스라야(Seraiah), 르엘라야(Reelaiah), 모르드개(Mordecai), 빌산(Bilshan), 미스발(Mispar), 비그왜(Bigvai), 르훔(Rehum), 바아나(Baanah)와 함께 돌아왔다.

열한 명의 지도자 이름이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며(역대상 3:19), 총독 역할을 맡는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이다. 민간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나란히 선다.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다. 왕 없이, 선지자 없이 — 총독과 제사장이 두 기둥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이러했다.

3 바로스 자손 이천백칠십이 명,

4 스바댜 자손 삼백칠십이 명,

5 아라 자손 칠백칠십오 명,

6 바핫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 이천팔백십이 명,

7 엘람 자손 천이백오십사 명,

8 삿두 자손 구백사십오 명,

9 삭개 자손 칠백육십 명,

10 바니 자손 육백사십이 명,

11 브배 자손 육백이십삼 명,

12 아스갓 자손 천이백이십이 명,

13 아도니감 자손 육백육십육 명,

14 비그왜 자손 이천오십육 명,

15 아딘 자손 사백오십四 명,

16 아델, 곧 히스기야의 자손 구십팔 명,

17 베새 자손 삼백이십삼 명,

18 요라 자손 백십이 명,

19 하숨 자손 이백이십삼 명,

20 깁발 자손 구십오 명,

21 베들레헴 사람 백이십삼 명,

22 느도바 사람 오십육 명,

23 아나돗 사람 백이십팔 명,

24 아스마웹 사람 사십이 명,

25 기럇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 칠백사십삼 명,

26 라마와 게바 사람 육백이십일 명,

27 믹마스 사람 백이십이 명,

28 벧엘과 아이 사람 이백이십삼 명,

29 느보 사람 오십이 명,

30 막비스 자손 백오십육 명,

31 다른 엘람 자손 천이백오십사 명,

32 하림 자손 삼백이십 명,

33 로드와 하딧과 오노 사람 칠백이십오 명,

34 여리고 사람 삼백사십오 명,

35 스나아 자손 삼천육백삼십 명.





제사장과 레위인

36 제사장들은 이러했다. 예수아 집안의 여다야 자손 구백칠십삼 명,

37 임멜 자손 천오십이 명,

38 바스훌 자손 천이백사십칠 명,

39 하림 자손 천십칠 명.

40 레위인들은 이러했다.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의 자손 칠십사 명.

41 노래하는 자들, 곧 아삽 자손 백이십팔 명.

42 문지기 자손들은 이러했다.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악굽 자손, 하디다 자손, 소배 자손의 합계가 백삼십구 명이었다.

제사장 4,289명, 레위인 74명. 레위인의 수가 현저히 적다. 에스라 8장에서도 이 불균형이 반복된다 — 에스라가 레위인을 따로 모집해야 했다. 바빌론에서 레위인들이 직분을 잃은 채 살아왔던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43 성전 종들은 이러했다. 시하 자손, 하수바 자손, 답바옷 자손,

44 게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바돈 자손,

45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악굽 자손,

46 하갑 자손, 삼매 자손, 하난 자손,

47 깃델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48 르신 자손, 느고다 자손, 갓삼 자손,

49 웃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새 자손,

50 아스나 자손, 므우님 자손, 느부심 자손,

51 박북 자손, 하그바 자손, 할훌 자손,

52 바슬릇 자손, 므히다 자손, 하르사 자손,

53 바르고스 자손, 시스라 자손, 데마 자손,

54 느시야 자손, 하디바 자손.

55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이러했다. 소대 자손, 소베렛 자손, 브루다 자손,

56 야알라 자손, 다르곤 자손, 깃델 자손,

57 스바댜 자손, 핫딜 자손, 보게렛하스바임 자손, 아미 자손.

58 성전 종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의 합계가 삼백구십이 명이었다.





족보를 찾지 못한 자들

59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상 집안과 가계가 이스라엘에 속한 자인지 밝히지 못했다.

60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 육백오십이 명이었다.

61 제사장 자손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 있었다.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 이름으로 불렸다.

62 이 사람들이 족보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로 여겨져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되었다.

63 총독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서기 전까지는 가장 거룩한 것을 먹지 말라고.

족보를 찾지 못한 제사장들 — 이 장면은 작지만 무겁다. 함께 귀환했어도 족보가 없으면 직분에서 제외됐다. 포로 기간 70년 동안 기록이 얼마나 소실됐을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서기 전까지” — 그 날은 에스라서 안에서 끝내 오지 않는다. 느헤미야 7장에 동일한 문구가 반복된다. 판단이 유예된 채로 공동체는 움직인다.





전체 수와 헌물

64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었다.

65 그 외에 남녀 노비가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었고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명이었다.

66 말이 칠백삼십육, 노새가 이백사십오,

67 낙타가 사백삼십오, 나귀가 육천칠백이십이었다.

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을 그 원래 자리에 다시 건축하려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

69 그들은 힘껏 공사 금고에 드렸다. 금이 육만 천 다릭, 은이 오천 마네,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다.

7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종들이 자기 성읍에 살았다. 이스라엘이 다 자기 성읍에 살았다.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 — 느헤미야 7장의 병행 명단과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학자들은 두 명단이 서로 다른 출처에서 왔거나, 집계 기준이 달랐을 것으로 본다. 이 불일치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두 성경 본문이 이 명단을 보존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 이름이 없는 귀환은 없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록되었다.



다음 장 — 사람들이 자기 성읍에 정착했다. 일곱째 달이 됐을 때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주변은 위협적이었다. 그 자리에서 제단을 다시 쌓는다.




에스라 3장 — 노인들의 통곡, 청년들의 함성


제단을 먼저 세우다

1 일곱째 달이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들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

2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Jeshua)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Zerubbabel · ㉸ 즈루빠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건축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Moses)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기 위해서였다.

3 그들이 두려워했다. 주변 민족들이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거기서 아침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집도 제대로 없었다. 하지만 제단이 먼저였다. 이것이 귀환 공동체의 신학적 선택이다 — 안전보다 예배가 먼저다. “두려워했다”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단을 세웠다”가 나온다. 순서가 중요하다.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 세운 것이 아니었다.

4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Feast of Booths)을 지켰다. 날마다 규례대로 번제를 드렸다.

5 그 뒤로는 상번제와 초하루 번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드리고 또 각 사람이 자원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

6 일곱째 달 첫날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았다.

일곱째 달 —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은 절기가 집중된 달이다. 나팔절(1일), 속죄일(10일), 초막절(15-22일). 귀환 공동체가 이 달에 모여 제단을 세우고 초막절을 지킨 것은 달력의 흐름을 따른 것이기도 하고, 신학적 선언이기도 하다 —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여전히.





성전 기초 공사

7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허락을 받아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욥바 바닷가로 운반하게 했다.

두로와 시돈 —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을 때와 같은 경로다(역대하 2장). 같은 나무, 같은 항구, 같은 방향. 의도적인 반향이다.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방식으로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

8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나머지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사람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십 세 이상 된 레위인을 임명하여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

9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 레위인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다.

10 건축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서고, 아삽 자손 레위인들은 제금을 들고 섰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11 그들이 서로 창화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주는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온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크게 소리 질렀다.

이 찬양의 구절은 역대하 5:13, 시편 136편에도 나온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불러야 할 가장 첫 번째 노래다. 파괴 이후에 이 노래를 다시 부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노래를 불렀다.





두 소리가 섞이다

12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 중 나이 많은 자들은 먼저 성전을 본 자들로, 이제 이 성전 기초가 그들 눈앞에 놓이는 것을 보고 크게 울었다.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13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 외침으로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했다.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 장면이 에스라 3장의 전부다. 두 소리. 노인들의 울음과 청년들의 함성이 뒤섞여 분간이 안 된다. 왜 울었는가 —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다. BC 587년에 불탔던 성전을 직접 본 이들이다. 지금 놓이는 기초가 그것보다 작았다. 영광이 달랐다. 선지자 학개 2:3이 후에 묻는다 — “그것이 이전 것보다 초라하지 않느냐?” 노인들의 눈에는 이전 성전이 있었다. 청년들의 눈에는 이것이 첫 번째였다. 같은 기초 위에서 서로 다른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두 소리가 하나로 뒤섞인 채 하늘로 올라갔다.

두 번째 성전(스룹바벨 성전) — BC 515년 완공됐다.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작고 영광이 덜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의 대규모 증축(BC 20년경 시작)을 거쳐 예수 시대의 성전이 된다.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파괴된다. 통곡하던 노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역사가 그 기초 위에서 펼쳐졌다.



다음 장 —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도.




에스라 4장 — 방해꾼들의 편지


처음 거절

1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들었다.

2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말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다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우리가 앗수르(Assyria · ㉸ 아시리아) 왕 에살핫돈(Esarhaddon · ㉸ 에사르하똔)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날부터 너희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왔노라.”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나머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홀로 건축하리라.”

사마리아인(Samaritans) — 이 “대적들”이 누구인지 에스라는 명시하지 않지만 역사적 맥락이 있다. BC 722년 앗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한 뒤 이스라엘 주민 다수를 추방하고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 이식했다(열왕기하 17장).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신도 함께 섬겼다. 그 혼합 신앙의 후손들이 이제 함께 짓자고 손을 내밀었다. 스룹바벨의 거절은 단호했다 — 이것은 순혈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였다. 누가 이 공동체인가, 무엇이 이 성전인가. 이 거절이 유대-사마리아 분열의 공식적 출발점이 된다.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씨앗이 여기서 심어졌다.

4 이에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다.

5 고레스 왕의 시대부터 페르시아 왕 다리오(Darius · ㉸ 다리우스) 의 시대까지 뇌물을 주어 모사들을 사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했다.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편지 — 삽입된 시대

6 아하수에로(Ahasuerus · ㉸ 아하스에로) 즉위 초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한 고소장을 올렸다.

7 아닥사스다(Artaxerxes · ㉸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어로 쓰이고 아람어로 번역되었다.

에스라 4:7-23은 서사가 앞으로 뛰어오른다. 고레스(BC 539) → 다리오(BC 522)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닥사스다 1세(BC 465-424) 시대로 건너간다. 이것은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삽화다 — “방해가 계속됐다”는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 후대의 사례를 여기에 배치했다. 에스라 7장에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보내는 좋은 왕으로 다시 등장한다. 같은 왕이지만 다른 국면이다. 에스라서 4:8부터 6:18까지, 그리고 7:12-26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였음을 반영한다.

8 르훔 총독과 심새 서기관이 예루살렘을 거스르는 편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9 “르훔 총독과 심새 서기관과 그들의 동료 재판관들과 사절들과 페르시아인, 에렉 사람, 바빌론 사람, 수산 사람, 엘람 사람,

10 또 그 밖에 백성으로서 위대하고 존귀한 오스납발(Osnappar)이 사마리아 성과 강 이편 다른 지방에 옮겨 심은 자들이 아닥사스다 왕께 아룁니다.”

11 강 이편 백성인 그들이 왕에게 올린 편지의 초본은 이러했다.

12 “왕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왕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완성하고 지대를 놓고 있습니다.

13 왕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곽이 완성되면 그들은 세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므로 왕의 수입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14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왕이 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 왕에게 알려 드립니다.

15 왕의 조상들의 역대 사적이 기록된 책을 보시면 그 책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읍은 반역하는 성읍이라 옛적부터 왕들을 해롭게 하고 여러 지방을 선동하였으므로 예부터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16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곽이 완성되면 왕께서는 강 이편을 잃을 것이라고 우리는 왕께 아룁니다.”

17 왕이 르훔 총독과 심새 서기관과 사마리아 및 강 이편에 사는 그들의 동료에게 조서를 내렸다.

18 “너희가 올린 편지가 분명히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19 내가 명령하여 조사하게 하였더니 이 성읍이 옛적부터 왕들을 반역하여 그 안에서 배역과 반란이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20 예루살렘에는 왕들이 있었고 강 이편 전체를 다스려서 세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은 일도 있었느니라.

21 이제 너희는 조서를 내려 그 사람들로 공사를 중단시켜 이 성읍이 건축되지 않게 하라.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 하라.

22 이 일에 태만하지 말라. 어찌하여 왕에게 손해가 커지게 하리요.”

23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심새 서기관과 그들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인들을 향해 권세와 힘으로 억지로 그 공사를 중단시켰다.

24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된 채로 있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지 약 1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방해와 불안으로, 나중에는 공식 명령으로. 사람들은 자기 집 짓기에 몰두했다(학개 1:2-4). 황폐한 성전 터만 남았다. 15년이 지나서야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목소리를 높인다.



다음 장 — 침묵이 깨진다. 두 선지자가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




에스라 5장 — 다시 망치 소리가 울리다


선지자들이 일어나다

1 선지자 학개(Haggai · ㉸ 하까이)와 잇도(Iddo)의 손자 선지자 스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2 그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들과 함께하며 도왔다.

중단된 지 얼마나 됐는가 — 고레스 칙령(BC 538)으로 귀환이 시작됐고 기초가 놓였다(에스라 3장). 그 후 방해로 공사가 중단됐다.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한 것은 다리오 1세 2년, BC 520년이다. 약 15-18년의 공백이다. 학개 1:4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말한다 — “이 성전이 황폐한데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이냐?” 비난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그 질문이 망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다리오 1세(Darius I) — BC 521-486년 재위. 베히스툰(Behistun) 비문으로 유명하다. 이란 케르만샤 주의 절벽에 새긴 아카드어·엘람어·고페르시아어 삼중 비문으로, 다리오가 여러 반란을 진압하고 왕위를 공고히 한 과정을 기술한다. BC 520년경 제작. 19세기에 헨리 롤린슨(Henry Rawlinson)이 해독함으로써 설형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었다. 에스라 5-6장의 다리오는 이 왕이다.

3 그 때에 강 이편 총독 닷드내(Tattenai)와 스달보스내(Shethar-Bozenai)와 그들의 동료들이 와서 그들에게 물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완성하라 명령하였느냐?”

4 또 그들에게 물었다. “이 건물을 건축하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5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살피셨으므로 그들이 그 공사를 중단하게 못 하고, 다리오 왕에게 문서를 올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살피셨으므로” — 이 한 문장이 5장 전체의 핵심이다. 닷드내가 물어볼 자격이 있었다. 총독이었고 공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본문은 다만 하나님이 살피셨다고 말한다.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사는 계속됐다.





다리오에게 보낸 편지

6 강 이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 동료 강 이편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편지의 사본은 이러했다.

7 “다리오 왕에게 평화를 빕니다.

8 왕께 아룁니다. 우리가 유다 지방에 갔더니 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큰 돌들로 쌓으며 들보를 그 벽에 놓더이다. 이 공사는 빨리 진행되며 그들의 손에서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9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완성하라 명령하였느냐?’

10 또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고자 왕에게 알리기 위해 그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11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이라. 많은 해 전에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이 건축하고 완성한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12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이 성전을 헐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갔었느니라.

13 그런데 바빌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고

14 또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져온 금, 은 기물들을 꺼내어 세스바살이라 하는 총독에게 넘겨 주며

15 이 기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두라.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셨나이다.

16 이에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고 있으나 아직 마치지 못하였나이다.’

17 이제 왕이 좋게 여기시면 바빌론 왕의 금고를 조사하여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렸는지 알아보시고, 왕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닷드내의 편지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공사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았다. 조사하고 왕에게 묻기로 했다. 이것은 공정한 행정 처리다.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이 “적대적인” 총독이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했다. 악의적인 방해자가 아니라 절차를 따른 관리였다.



다음 장 — 왕의 문서고에서 오래된 양피지 하나가 나온다.




에스라 6장 — 문서고에서 나온 양피지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다

1 다리오 왕이 명령하여 바빌론의 문서고를 조사하게 했다.

2 메대(Media) 지방의 악메다(Ecbatana · ㉸ 에크바타나) 성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다. 그 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3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 —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성전을 건축하되 그 기초를 견고히 쌓으라. 높이는 육십 규빗이요 너비도 육십 규빗이며

4 큰 돌 세 층과 새 나무 한 층을 쌓으라. 그 비용은 왕궁에서 지급하라.

5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가 바빌론에 둔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기물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리에 두어라.”

악메다(에크바타나) — 현재 이란의 하마단이다. 페르시아 왕들의 여름 수도였다. 이 도시의 문서고에 고레스의 칙령이 보관되어 있었다. 바빌론에서 찾지 못했지만 여름 궁전의 문서고에서 나왔다. 닷드내의 편지는 조사를 요청했고, 조사는 실제로 진행됐으며, 문서는 실제로 있었다. 30년 가까이 지난 칙령이 황폐한 성전의 재건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6 이에 다리오 왕이 강 이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료들에게 조서를 보냈다.

7 “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그대로 두어라. 유다 총독과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원래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8 내가 또 명령하노니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유다 장로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도울 것을 명하노라. 왕의 재산 곧 강 이편 조세 중에서 그 비용을 이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여 그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

9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위해 어린 수소와 숫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 수요에 따라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지급하되 게을리 하지 말라.

10 그리하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11 내가 또 명령하노니 어떤 사람이 이 명령을 바꾸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라. 이로 말미암아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12 예루살렘에서 자기 이름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이 조서를 거역하는 왕이나 백성을 다 무너뜨리시리라.”

다리오의 명령은 고레스보다 더 나아갔다. 단순히 “허락한다”가 아니라 제국의 세금으로 공사를 지원하고 제물과 식재료를 날마다 제공하라고 했다. 방해꾼들을 처벌하는 조항도 붙었다. 닷드내의 편지가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 그 편지가 없었다면 이 추가 지원도 없었을 것이다. 방해가 오히려 도움이 됐다.





성전 완공

13 닷드내 총독과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료들이 다리오 왕의 조서대로 신속하게 시행했다.

14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건축하고 성공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준행하여 성전 건축을 마쳤다.

15 다리오 왕 육년 아달(Adar) 월 삼일에 성전이 완공되었다.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 — BC 515년 3월 12일이다. 솔로몬의 성전이 BC 587년에 파괴됐으니 72년 만이다. 예레미야의 70년 예언과 거의 일치한다. 기초가 놓인 것은 고레스 2년(BC 536년경)이었으니 기초에서 완공까지 20년이 걸렸다. 중단 기간만 15년 이상이었다.





봉헌식과 유월절

16 이스라엘 자손,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17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에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두 마리를 드렸다.

18 그들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제사장들을 그 분반대로, 레위인들을 그 순서대로 세웠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는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드렸다(역대하 7:5). 지금은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다. 숫자가 다르다. 규모가 다르다. 그러나 성전은 섰다. 학개 2:9에 하나님이 약속한다 —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노인들이 울며 봤던 그 기초가 다시 서게 됐다.

19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첫째 달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20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됐으므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들의 모든 형제와 자기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21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기 위해 그 땅 이방 백성들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그들과 합류한 자들이 다 그것을 먹었다.

22 이렇게 그들이 무교절을 칠 일 동안 기쁨으로 지켰다. 여호와가 그들을 기쁘게 하셨다. 앗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그들의 손을 도와주게 하셨다.

“앗수르 왕”이라는 표현이 이상하다. 이때 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오다. 이 표현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다. 지금 그 왕의 자리에 앉은 자가 성전 건축을 돕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한 단어로 응축한다. 다리오는 앗수르 땅의 후계자였다.

유월절을 성전 완공 직후에 지켰다 — 이것도 의도적인 배치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였다. 이제 두 번째 출애굽 같은 귀환 이후에 성전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킨다. 역사가 반향한다.



다음 장 — 이야기가 80년을 건너뛴다. 다리오 6년(BC 515)에서 아닥사스다 7년(BC 458년경)으로. 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그의 이름이 이 책의 이름이 됐다.




에스라 7장 — 에스라가 온다


80년의 공백

1 이 일들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Artaxerxes · ㉸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의 치세에 에스라(Ezra · ㉸ 에즈라)가 바빌론(Babylon) 에서 올라왔다.

“이 일들 후에” — 6장의 성전 완공(BC 515)에서 7장 에스라의 등장(BC 458년경)까지 약 57년의 공백이다. 에스라서는 그 57년을 한 문장으로 건너뛴다. 그 사이에 에스더의 이야기가 있었다.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왕 때다. 성경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 에스라서와 에스더서는 같은 시대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 에스라 7장의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 1세인지 2세인지도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아닥사스다 1세라면 BC 458년, 느헤미야보다 13년 앞선다. 아닥사스다 2세라면 BC 398년, 느헤미야보다 수십 년 뒤다. 다수설은 아닥사스다 1세로 본다.

에스라는 아론(Aaron)의 후손이다. 아론의 자손 계보가 이어진다.

2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Eleazar)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들 아비수아,

3 아비수아의 아들 북기, 북기의 아들 웃시,

4 웃시의 아들 스라히야, 스라히야의 아들 므라욧,

5 므라욧의 아들 아사랴, 아사랴의 아들 아히둡,

6 아히둡의 아들 사독, 사독의 아들 살룸,

7 살룸의 아들 힐기야, 힐기야의 아들 아사랴,

8 아사랴의 아들 스라야,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였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다.

9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으므로 왕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 — 에스라(עֶזְרָא)라는 이름은 “도움”이라는 뜻이다. 제사장이며 학자였다. 후대 유대 전승은 에스라를 “두 번째 모세”로 부른다. 모세가 율법을 처음 받아 기록했다면, 에스라는 포로 후 공동체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확립했다. 탈무드(산헤드린 21b)는 에스라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아람어 방형 문자로 바꾸었다고 전한다 — 오늘날 히브리어 인쇄체의 기원이다. 미슈나와 탈무드의 기초를 만든 서기관 전통이 에스라에게서 시작된다.

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세 동사 —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 순서가 있다. 가르치기 전에 준행하고, 준행하기 전에 연구한다. 에스라의 신앙은 지식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교육으로 흘렀다. 배운 것을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을 에스라는 하지 않았다.





아닥사스다의 칙령

11 에스라에게 준 왕 아닥사스다의 편지는 이러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과 율례에 정통한 제사장이요 학자였다.

12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학자인 제사장 에스라에게 선고하노라.

13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중에서 바빌론에 사는 자 가운데 자원하여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자는 다 함께 갈 것이다.

14 왕과 왕의 일곱 자문관이 에스라를 보내어 왕의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 살피게 하며

15 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금, 은을 가지고 가게 하며

16 또 네가 바빌론 온 지방에서 얻는 금, 은과 제사장들과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과 함께 가게 하라.

17 그러므로 너는 이 돈으로 수소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밀물을 급히 사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릴 것이며

18 그 나머지 금, 은은 너와 네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되 오직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19 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위해 네게 맡기는 기물들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20 그 외에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더 있으면 왕의 금고에서 지출하여라.

21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 이편 재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노니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인 제사장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히 지급하되

22 은은 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 밧까지, 기름도 백 밧까지, 소금은 정해진 수량 없이 지급하라.

23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정확히 시행하여 어찌하여 왕과 왕자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하리요.

24 또 너희에게 알리노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성전 종들과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꾼들에게는 세금이나 관세나 통행세를 부과할 수 없느니라.

25 에스라야, 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가 아는 재판관과 관리들을 강 이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도록 세우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그것을 가르쳐라.

26 누구든지 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리니 사형이든지 추방이든지 재산 몰수든지 감옥이든지 하라.”

에스라 7:12-26은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다(에스라서의 아람어 단락은 4:8-6:18, 7:12-26). 페르시아 제국 공용어로 작성된 공문서가 그대로 삽입됐다. 이 칙령은 에스라에게 세 가지를 준다 — 재정 지원, 성전 면세, 율법에 따른 사법권. 이방 왕이 유대 율법을 제국의 법으로 인정한 셈이다. 아닥사스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정치적 계산인지, 진정한 경외인지 — 알 수 없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





에스라의 찬양

27 에스라가 말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왕의 마음에 이러한 뜻을 두게 하시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셨도다.

28 왕과 그의 자문관들과 왕의 모든 능력 있는 방백들 앞에서 내게 인자하심을 베푸셨도다. 나는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담대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였다.”

에스라서에서 에스라의 첫 번째 직접 발화가 찬양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로 시작한다. 그는 왕의 호의를 자신의 능력이나 운으로 돌리지 않는다.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 그것이 그의 세계관이었다.



다음 장 — 에스라가 함께 올라갈 사람들을 모은다. 레위인이 부족하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한다. 위험한 길을 앞두고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다.




에스라 8장 — 강가에서의 금식


함께 올라간 자들의 명단

1 아닥사스다 왕 때에 내가 바빌론에서 나와 함께 올라온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족보는 이러했다.

2 비느하스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이며,

3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이며 그와 함께 족보에 오른 남자가 백오십 명이었고,

4 바핫모압 자손 중에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내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이백 명이었고,

5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삼백 명이었고,

6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오십 명이었고,

7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사야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칠십 명이었고,

8 스바댜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댜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팔십 명이었고,

9 요압 자손 중에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이백십팔 명이었고,

10 슬로밋 자손 중에는 요시비야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백육십 명이었고,

11 베배 자손 중에는 베배의 아들 스가랴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이십팔 명이었고,

12 아스갓 자손 중에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이며 그와 함께한 자가 백십 명이었고,

13 아도니감의 자손은 나중에 온 자들로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이며 그들과 함께한 자가 육십 명이었고,

14 비그왜 자손 중에는 우대와 삿붓이며 그들과 함께한 자가 칠십 명이었다.





레위인을 구하다

15 내가 아하와로 흘러드는 강가에 백성을 모아 사흘 동안 머물렀다.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더니 레위 자손을 찾지 못했다.

16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보냈다. 지도자들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에르나단, 야립, 에르나단, 나단, 스가랴, 므술람과 선생인 요야립과 에르나단을 불러

17 가시뱌 동네의 지도자 잇도에게 보내며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렀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

18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위에 있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의 자손 마흘리의 자손 중에 명철한 사람 세레뱌를 데리고 왔고,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열여덟 명도 왔다.

19 또 하사뱌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들들 이십 명도 왔다.

20 그리고 성전 종 이백이십 명도 왔다. 이들은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인들을 섬기도록 세운 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기록됐다.

레위인의 수가 또 적다. 2장에서도 레위인은 74명뿐이었다. 이번에는 에스라가 직접 나서서 사람을 보내 모집해야 했다. 왜 레위인들이 잘 오지 않으려 했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바빌론에서의 삶이 안정됐을 수도 있다. 직분이 없는 생활에 적응됐을 수도 있다.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고 특별히 수소문해 데려왔다.





아하와 강가의 금식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위한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22 내가 왕에게 우리를 도울 군인들과 마병을 청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능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23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

에스라의 딜레마가 선명하다.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호언장담했다. 이제 막상 위험한 여정을 앞두고 군사 호위대를 요청하자니 자신이 한 말이 발목을 잡았다. 에스라는 군대를 포기했다. 대신 금식을 선포했다. 이것이 믿음인지 체면인지 — 둘 다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여정 전체의 신학적 의미가 됐다. 군대 없이 광야를 건너는 것 자체가 메시지였다.





금과 은을 맡기다

24 내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 중에서 열두 명 곧 세레뱌와 하사뱌와 그 형제 열 명을 따로 세우고

25 왕과 자문관들과 방백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 그들 손에 맡겼다.

26 내가 그들의 손에 달아 맡긴 것은 은이 육백오십 달란트요, 은 기명이 백 달란트요, 금이 백 달란트이며,

27 금 그릇이 이십 개로 천 다릭이요, 광채 나는 좋은 놋 기명이 두 개로 정금과 같이 귀했다.

28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하고 이 기명들도 거룩하며 이 은금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29 너희는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수량을 달아 주라.”

30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다 드릴 은금과 기명들의 무게를 받았다.





여정과 도착

31 첫째 달 열이틀에 우리가 아하와 강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출발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었으므로 도중에서 우리를 적들과 복병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32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삼 일을 쉬었다.

33 나흗째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은금과 기명들의 무게를 달아 우레야의 아들 므레못 제사장 손에 맡겼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인들인 빈누이의 아들 요사밧과 예수아의 아들 노아댜도 함께 있었다.

34 모든 것을 계수하고 무게를 달아 모든 무게를 그 때 기록했다.

35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 곧 귀환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해 수소 열두 마리와 숫양 아흔여섯 마리와 어린 양 일흔일곱 마리와 속죄제 물로 숫염소 열두 마리를 드렸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번제였다.

36 그들이 왕의 조서를 강 이편의 왕의 총독들과 방백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 일을 도왔다.

광야길이 얼마나 걸렸는지 계산할 수 있다. 1월 12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7:9에 기록). 약 4개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킬로미터. 강도와 들짐승이 있는 길이었다. 군사 호위대 없이 여자와 어린이와 재물을 들고 걸었다. 도착했다는 기록이 간결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삼 일을 쉬었다” — 그 쉼이 얼마나 깊었을지는 상상으로만 안다.



다음 장 — 쉬는 시간이 짧았다.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 말했다. 소식은 좋지 않았다.




에스라 9장 — 에스라의 통곡


소식이 왔다

1 이 일들이 다 끝난 후에 방백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2 그들이 그 딸들을 취하여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아 거룩한 씨를 그 땅의 이방 민족들과 섞었으며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이 죄과에 앞장섰습니다.”

“거룩한 씨” — 이 표현은 이사야 6:13에서 유래한다. 에스라서에서만 이렇게 쓰인다. 씨앗 언어다. 타협 없이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학적 선언이다. 이방 결혼의 문제는 인종적 혐오가 아니라 신앙적 순수성의 문제였다 — 구약 율법이 이방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신명기 7:3-4) 이방 신들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에스라의 위기감은 여기에 있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와 겨우 성전을 세웠는데, 다시 신앙의 혼합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신학적 긴장을 품는다. 룻기의 룻은 이방 여인이었다. 모압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됐다. 같은 율법 전통 안에서 에스라의 강경한 입장과 룻기의 포용적 흐름이 공존한다. 본문은 그 긴장을 해결하지 않는다.

3 내가 이 일을 듣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다.

4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 모여 내게로 왔다. 나는 저녁 제물을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에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옷을 찢고 앉아 있었다. 저녁까지. 이 침묵이 이 장면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이다. 지금 막 위험한 4개월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말 대신 몸으로 반응했다.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수치의 표현이다. 내 죄가 아니었는데 자신의 옷을 찢었다.





에스라의 기도

5 저녁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굴욕 가운데서 일어나 내 찢긴 겉옷과 속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두 손을 펴고

6 말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 감히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우리 머리 위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닿았음이니이다.

7 우리 조상들의 날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도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 칼과 사로잡힘과 노략질과 얼굴의 부끄러움을 당하였사오니 오늘과 같습니다.

8 이제 잠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 의지할 곳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에서 잠시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 우리는 종이오나 하나님이 우리가 종 됨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사 우리에게 소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그 황폐한 것을 수축하게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10 우리 하나님이여, 이 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이까? 우리가 주의 명령을 저버렸나이다.

11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그 땅의 더러움이 그 이방 민족들의 더러움이 되어 거기 가득하고 사방이 불결한 더러움으로 가득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12 이제 너희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해 취하지 말며 그들의 평안을 영원히 구하지 말고 그들의 번영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으며 또 그 땅을 자손에게 영원히 물려주리라 하셨나이다.

13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인하여 이러한 일이 다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 죄악 이하로 벌을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남은 자들을 주셨사오니

14 이제 우리가 주의 명령을 반역하여 이 가증한 백성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옳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남김이 없이 진멸하시기까지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공의로우시므로 우리가 오늘 남은 자가 됨이 주의 은혜로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는 허물이 있은 즉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하나도 설 수 없나이다.”

에스라의 기도는 “나의 허물”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시작된다. 에스라 자신이 이방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았다. 느헤미야의 기도(느헤미야 1장), 다니엘의 기도(다니엘 9장)도 같은 구조다 — 개인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것은 대표 기도다. 중재자의 자리다.

에스라를 “두 번째 모세”라 부른다. 모세 역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금송아지 사건(출애굽기 32장) 이후 모세가 취한 자세와 에스라의 자세가 닮았다. 자신의 죄가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는 사람.

이방 결혼 해소는 신약의 관점에서 윤리적 질문을 낳는다. 고린도전서 7:14에서 바울은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한다. 관점이 다르다. 에스라는 정결의 율법으로 접근했고, 바울은 복음의 전파로 접근했다. 같은 문제에 대한 두 답이 성경 안에 함께 있다.



다음 장 — 에스라가 울고 있는 사이에 회중에서 한 목소리가 났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에스라 10장 — 비 내리는 광장의 결의


스가냐의 제안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무리 —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 — 이 그의 앞에 크게 무리를 이루어 모여들었다. 백성이 심히 통곡했다.

2 엘람 자손 중 여히엘(Jehiel)의 아들 스가냐(Shecaniah · ㉸ 스카니야)가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3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이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들을 내보내기로 하고 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뜻대로 율법을 준행하게 하고 그들의 권고대로 하소서. 마침내 이 일을 할 자는 당신이시니 담대히 하소서.”

4 “일어나소서. 이 일은 당신의 손에 달렸나이다. 우리가 함께 하겠나이다. 담대히 하소서.”

스가냐는 이 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 8절에 그의 아버지 여히엘의 이름이 이방 결혼한 자 목록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아버지의 죄를 공론화하고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아직 소망이 있나이다” — 이 고백이 10장의 핵심이다. 완전한 절망이 아니었다. 돌아올 수 있다. 그 소망이 스가냐를 일어서게 했다.

5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그들이 다 맹세했다.

6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는 귀환한 자들의 죄로 말미암아 슬퍼하였기 때문이었다.

7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포고하고 유다 자손에게 두루 전했다. 귀환한 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이라. 이틀 안에 오지 않으면 방백들과 장로들의 의논대로 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를 귀환한 자의 공동체에서 추방한다.





비 내리는 광장

8 유다 모든 사람과 베냐민이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홉째 달 이십일에 뭇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았다. 이 일과 큰 비로 말미암아 다 떨었다.

9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방 여자들을 맞이하여 이스라엘의 죄과를 더욱 많게 하였도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이 땅의 이방 민족들과 이방 아내들을 멀리하라.”

10 무리가 소리 높여 응답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마땅하나이다.

11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이것이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라 밖에 설 수 없으며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이 심합니다.

12 온 회중을 위해 우리 방백들이 세워지게 하고 무릇 우리 성읍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은 정한 시간에 각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매

비가 내리는 장면 — 아홉째 달은 유대력으로 11-12월, 우기다. 광장에 사람들이 떨고 있었다. 추위와 두려움이 뒤섞인 떨림이었다. 비가 그들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에스라가 말했다. 그 장면이 물리적으로 느껴진다 — 젖은 옷, 잿빛 하늘, 숨을 곳 없는 광장.

13 에스라의 의견대로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 홀로 이 일을 반대했고 므술람과 레위인 삽브대가 그들을 지원했다.

14 귀환한 자들의 자손이 그 모두를 행했다. 제사장 에스라와 가문의 지도자들 몇 사람이 그 일을 맡아 성전에 앉아서 아홉째 달 첫날에 시작하고 첫째 달 첫날에 마쳤다.





이방 아내를 둔 자들의 명단

18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자들 중에 제사장 자손은 이러했다.

예수아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중에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야가 있었다.

19 그들이 다 손을 잡아 그 아내들을 내보내기로 하고 각각 속건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드렸다.

20 임멜의 자손 중에는 하나니와 스바댜요,

21 하림의 자손 중에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웃시야요,

22 바스훌의 자손 중에는 에료에내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다.

23 레위인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 곧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다.

24 노래하는 자 중에는 엘리아십이요, 문지기 중에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다.

25 이스라엘 중에는 바로스 자손 중에 라먀와 잇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였고,

26 엘람 자손 중에는 맛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였고,

27 삿두 자손 중에는 에료에내와 엘리아십과 맛다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였고,

28 베배 자손 중에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배와 아달리야였고,

29 바니 자손 중에는 므술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숩과 스알과 여레못이었고,

30 바핫모압 자손 중에는 앗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맛다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였고,

31 하림 자손 중에는 엘리에셀과 잇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

32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였고,

33 하숨 자손 중에는 맛드내와 맛닷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매와 므낫세와 시므이였고,

34 바니 자손 중에는 마아대와 아므람과 우엘,

35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

36 와냐와 므레못과 에랴십,

37 맛다냐와 맛드내와 야아수,

38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

39 스레먀와 나단과 아다야,

40 막나드배와 사새와 사래,

41 아사렐과 셀레먀와 스마랴,

42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었고,

43 느보 자손 중에는 여이엘과 맛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나와 잇두와 요엘과 브나야였다.

44 이 모든 사람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그 여자들을 내보내고 자식들도 내보냈다.

이름이 다시 쏟아진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 모든 계층에 걸쳐 있었다. 몇 명이 떠났는지 —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백에서 수천에 이를 것이다. 에스라서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디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지 않는다. 본문은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기록하고 멈춘다.

이방 결혼 해소의 윤리적 질문은 에스라서가 끝나도 닫히지 않는다. 나온 여자들과 아이들에게 이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율법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다른 쪽에서는 파괴였다. 성경은 그 고통을 기록하지 않는다. 독자가 그 빈 공간에서 질문을 짊어진다.

에스라서는 여기서 끝난다. 느헤미야서로 이어진다. 에스라는 사라지지 않는다 — 느헤미야 8장에서 그는 율법책을 들고 광장에 다시 선다. 백성이 울고, 그가 말한다. “이 날은 거룩하니 슬퍼하지 말라. 기뻐하라.” 통곡의 자리에서 율법을 읽던 사람이, 기쁨으로 율법을 읽는 자리에도 있었다. 에스라의 이야기는 에스라서에서 끝나지 않는다.



에스라 끝.

무너진 성전에서 시작해 이방 아내 문제로 끝났다. 돌을 쌓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람을 다듬는 이야기였다. 고레스의 칙령이 귀환의 문을 열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의 문을 열었다. 에스라가 율법의 문을 열었다. 세 가지 문이 열렸고, 공동체는 그 문들 사이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묻고 또 물었다.


[image: 느헤미야 표지]








느헤미야

폐허가 된 성벽 — 한 술 맡은 자가 일으킨 도시.




느헤미야 조망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자였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휴직하고 돌아와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운다. 산발랏의 방해, 빈민의 빚 문제, 에스라와의 협력으로 율법을 함께 낭독, 그리고 마지막 안식일·결혼 개혁까지.


1부 · 성벽 (1~7장)

기도, 휴직, 52일



2부 · 갱신 (8~13장)

율법 낭독, 언약 봉인




느헤미야 1장 — 술 맡은 자의 통곡


수산에서 들려온 소식

1 느헤미야(Nehemiah)의 말들, 곧 하가랴의 아들이 전하는 기록이다. 아닥사스다(Artaxerxes · ㉸ 아르탁세르크세스) 왕 이십 년, 기슬르월(Kislev — 히브리력 아홉 번째 달, 11~12월에 해당)에 내가 수산(Susa · ㉸ 수사) 궁에 있었다.

수산 — 현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에 위치한 고대 도시 엘람의 수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겨울 왕궁 소재지였다.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한 아파다나 궁전 유적이 남아 있다. 1851년부터 프랑스 고고학팀이 발굴을 시작했고, 함무라비 법전 비석이 이곳에서 발굴되어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 내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Hanani)와 몇 사람이 유다에서 왔다. 나는 포로에서 살아남은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대해 물었다.

3 그들이 내게 말했다.

“포로에서 남아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 — 이것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촉발하는 한 문장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빌론이 침공한 BC 587년이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는 것은 약 BC 445년경이다. 140년이 지났다. 이미 오래전에 에스라가 귀환하여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성벽은 여전히 폐허 상태였다. 에스라 4장에 따르면 성벽 재건 시도가 있었으나 사마리아 총독의 방해로 중단됐다. 느헤미야가 듣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아닐 수 있다 — 이미 알고 있었던 수치가 다시 한번 귀에 꽂히는 순간이다.



통곡과 기도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다. 며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5 내가 말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여,

6 이제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어 종의 기도, 곧 내가 지금 주야로 당신의 종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께 범한 죄를 자복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죄를 범했습니다.

7 우리가 당신께 심히 범죄하여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8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

9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모아 내 이름이 머물게 하려고 선택한 곳으로 데려오리라.’

10 이들은 당신의 종들이요 당신의 백성,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자들입니다.

11 주여, 이제 당신의 귀를 기울여 종의 기도와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즐겨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종이 오늘 형통하게 하시고 이 사람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 —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킨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지만 시선 끝에는 왕의 마음이 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다. 이것이 그의 사람됨이다 — 무너지되, 무너진 채로 있지 않는다.

그때 나는 왕의 술 맡은 자였다.

술 맡은 자(cupbearer) — 히브리어 ‘마쉬케(מַשְׁקֶה)’, 페르시아 궁정에서 왕에게 직접 술을 따르는 직책이다. 왕의 음식과 음료가 독살되지 않도록 먼저 시음하는 임무를 포함했다. 왕의 침실 바로 앞까지 접근이 허용된, 절대적 신뢰의 자리였다. 정치적 영향력이 컸고, 이민족 출신도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도 같은 직책이 있었다 — 창세기 40장에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로 그 사람이다. 느헤미야는 포로 공동체 출신이면서도 제국의 핵심 자리에 있었다.



느헤미야 1장 끝.

슬픔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계획이 되고, 계획이 청원이 되려 한다. 느헤미야는 아직 왕에게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성벽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느헤미야 2장 — 왕의 윤허, 밤의 답사


왕 앞에서의 슬픔

1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 니산월(Nisan — 히브리력 첫 번째 달, 3~4월에 해당)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었다. 내가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드렸다. 나는 전에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2 왕이 내게 말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것은 마음의 근심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가 매우 두려워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한 이유가 있다. 페르시아 궁정 예법상 왕 앞에서 슬픔을 드러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다. 왕의 면전에서 불행한 표정을 짓는 것은 왕의 행복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의 면전에서는 축제와 기쁨만이 허용됐다. 느헤미야의 얼굴은 그가 숨기려 했던 것을 배신했다. 이제 피할 수 없다.

3 내가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세를 누리소서.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내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4 왕이 말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앞에서 은혜를 얻었다면, 내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 유다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 그 기도는 몇 초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짧은 묵도가 느헤미야서 전체의 리듬이다. 행동 전의 기도, 협상 중의 기도, 위기 앞의 기도. 느헤미야는 실용적인 행정가이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았다.

6 왕비도 그 곁에 앉아 있었다. 왕이 내게 말했다.

“네가 며칠이나 걸려 갔다가 돌아오겠느냐?”

왕이 기뻐하며 나를 보내주었다. 내가 기한을 아뢰었다.

7 내가 또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유다에 이를 때까지 통과하게 하소서.

8 또 왕의 삼림 관리인 아삽(Asaph)에게 조서를 내리시어 성전에 딸린 영문의 문들과 성곽의 문들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나무를 내게 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9 내가 강 서쪽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그들에게 드렸다. 왕이 군대 장관들과 기마병들을 나와 함께 보냈다.

10 호론(Horon) 사람 산발랏(Sanballat)과 암몬(Ammon) 사람 관리 도비야(Tobiah · ㉸ 토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의 번영을 도모하는 사람이 왔다는 것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산발랏 — 사마리아 총독이었다. 1962년 요르단 와디 다일리예에서 발견된 사마리아 파피루스에는 BC 4세기에도 산발랏이라는 이름의 사마리아 총독 가문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가문은 대대로 총독 자리를 세습했던 것으로 보인다. 느헤미야 시대의 산발랏 자신은 이집트 파피루스 엘레판틴 문서(BC 407년)에도 그의 아들들의 이름과 함께 등장한다. 그의 반대는 단순한 개인적 적대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부상이 사마리아의 권력을 위협한다는 정치적 계산이었다.

11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사흘을 지냈다.





밤의 답사

12 내가 밤에 일어났다. 나와 몇 사람뿐이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에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탄 짐승 외에 다른 짐승은 없었다.

13 밤에 골짜기 문(Valley Gate)을 통해 나가서 용의 우물(Dragon’s Well) 앞으로 거름 문(Dung Gate)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것과 불에 탄 성문들을 살폈다.

14 샘 문(Fountain Gate)과 왕의 연못(King’s Pool)으로 가려 했으나 내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15 그래서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다.

16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유다 사람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관리들에게도, 나머지 일꾼들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다.

밤의 답사 — 느헤미야는 먼저 혼자 갔다. 직접 눈으로 봐야 했다. 전략은 현장에서 나온다. 사흘을 기다린 것도, 밤을 선택한 것도 — 적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려는 계산이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철저히 실무적인 사람이었다. 두 가지는 그에게서 언제나 함께였다.





백성에게 선언하다

17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들이 불에 탔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18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한 말도 알려주었다.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이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시작했다.

19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Geshem)이 이를 듣고 우리를 비웃고 멸시하며 말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는 것이냐?”

20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 그의 종들이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몫도, 권리도, 기억도 없다.”

“아무 몫도, 권리도, 기억도 없다” — 세 단어가 차례로 차단을 선언한다. 몫(몫을 나눌 자격), 권리(법적 청구권), 기억(역사적 연결).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반대를 정치적 논쟁으로 받아치지 않았다. 그들의 연결 자체를 끊었다. 이것이 경계의 언어다.



느헤미야 2장 끝.

왕의 서신을 받아 기마병을 이끌고 온 느헤미야. 그러나 밤에는 혼자 당나귀를 타고 무너진 돌들 사이를 걸었다. 낮의 권위와 밤의 답사 — 두 가지가 겹쳐 한 사람이 된다. 이제 성벽을 나눠 맡을 차례다.




느헤미야 3장 — 문마다 이름이 새겨지다


양 문부터 시작하다

1 대제사장 엘리아십(Eliashib · ㉸ 엘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일어나 양 문(Sheep Gate)을 건축했다. 그들이 그것을 봉헌하고 문짝들을 달았다. 함메아 망대(Tower of Hananel)까지 봉헌하여 하나넬 망대(Tower of Hananel)까지 이르렀다.

2 그 다음은 여리고(Jericho) 사람들이 건축했다. 그 다음은 이므리(Imri)의 아들 삭굴(Zaccur · ㉸ 작쿠르)이 건축했다.

3장의 구조 — 이 장 전체는 목록이다. 문별, 구역별, 사람 이름별로 건축을 담당한 자들을 기록한다. 얼핏 단조로워 보이지만, 이 목록은 공동체의 초상화다. 대제사장부터 금세공업자, 향수 제조업자, 상인, 이름 없는 딸들까지 — 성벽의 각 구간에 사람이 박혀 있다.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가 거기 있었다는 것이다.





물고기 문과 옛 문

3 하스나아(Hassenaah)의 아들들이 물고기 문(Fish Gate)을 건축했다. 그들이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빗장과 자물쇠를 달았다.

4 그 다음은 학고스(Hakkkoz)의 손자 우리아(Uriah)의 아들 므레못(Meremoth)이 보수했다. 그 다음은 므세사벨(Meshezabel)의 손자 베레갸(Berechiah)의 아들 므술람(Meshullam)이 보수했다. 그 다음은 바아나(Baanah)의 아들 사독(Zadok)이 보수했다.

5 그 다음은 드고아(Tekoa) 사람들이 보수했다. 그러나 그들 중 귀족들은 목을 굽혀 그 주의 공사를 하지 않았다.

“귀족들은 목을 굽혀 공사를 하지 않았다” — 이 짧은 문장이 목록 중에 박혀 있다. 드고아 서민들은 수고했는데 귀족들은 거부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적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부한 사실을 기록했다. 칭찬과 비판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사실의 기재.

6 바세아(Passeah)의 아들 요야다(Joiada)와 브소드야(Besodeiah)의 아들 므술람(Meshullam)이 옛 문(Jeshanah Gate · ㉸ 묵은 문)을 보수했다. 들보를 얹고 문짝들과 빗장과 자물쇠를 달았다.

7 그 다음은 기브온(Gibeon) 사람 믈라댜(Melatiah)와 메로놋(Meronoth) 사람 야돈(Jadon)이 보수했다. 강 서쪽 총독의 관할 아래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Mizpah) 사람들이 함께했다.

8 그 다음은 금세공업자 할해야(Harhaiah)의 아들 웃시엘(Uzziel)이 보수했다.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 하나냐(Hananiah)가 보수했다. 그들이 넓은 성벽(Broad Wall)까지 예루살렘을 수리했다.

9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Hur)의 아들 르바야(Rephaiah)가 보수했다.

10 그 다음은 하루맙(Harumaph)의 아들 여다야(Jedaiah)가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하삽느야(Hashabneiah)의 아들 핫두스(Hattush)가 보수했다.





골짜기 문과 거름 문

11 하림(Harim)의 아들 말기야(Malchijah)와 바핫모압(Pahath-moab)의 아들 핫숩(Hashub)이 다른 구역과 화덕 망대(Tower of the Ovens)를 보수했다.

12 예루살렘 지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Hallohesh)의 아들 살룸(Shallum)이 보수했다. 그와 그의 딸들도.

“그와 그의 딸들도” — 이 시대 노동 기록에서 여성이 이름 없이라도 등장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살룸의 딸들이 성벽을 쌓았다. 이름이 없지만 사실은 남았다.

13 하눈(Hanun)과 사노아(Zanoah) 주민들이 골짜기 문(Valley Gate)을 보수했다. 그들이 문을 세우고 문짝들과 빗장과 자물쇠를 달고 거름 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보수했다.

14 벧학게렘(Beth-hakkerem) 지역을 다스리는 자 레갑(Rechab)의 아들 말기야(Malchijah)가 거름 문(Dung Gate)을 보수했다. 그가 문을 세우고 문짝들과 빗장과 자물쇠를 달았다.





샘 문과 셀라 못

15 미스바(Mizpah) 지역을 다스리는 자 골호세(Col-hozeh)의 아들 살룬(Shallun)이 샘 문(Fountain Gate)을 보수했다. 그가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들과 빗장과 자물쇠를 달았다. 또한 왕의 동산 옆 실로아(Siloah) 못(Pool of Shelah)의 성벽을 다윗 성(City of David)의 층계까지 보수했다.

16 그 다음은 벧술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Azbuk)의 아들 느헤미야(Nehemiah)가 다윗의 무덤(Sepulchres of David) 맞은편부터 파 만든 연못까지, 또 용사들의 집까지 보수했다.

이 느헤미야(16절)는 책의 저자 느헤미야와 다른 사람이다. 같은 이름이 공동체 안에 여럿 있었다. 3장에서만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두 번 나온다.





수문과 말 문

17 그 다음은 레위인들, 곧 바니(Bani)의 아들 르훔(Rehum)이 보수했다. 그 다음은 그일라 지역의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뱌(Hashabiah)가 자기 지역을 위해 보수했다.

18 그 다음은 그일라 지역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Henadad)의 아들 바왜(Bavvai)가 보수했다.

19 그 다음은 미스바(Mizpah)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Jeshua)의 아들 에셀(Ezer)이 병기고 맞은편 성벽 모퉁이 맞은편 구역을 보수했다.

20 그 다음은 삽배(Zabbai)의 아들 바룩(Baruch)이 성벽 모퉁이에서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까지 다른 구역을 열심히 보수했다.

“열심히(חֶרֱחָה, 불타오르듯)” — 유독 이 사람에게만 이 수식어가 붙었다. 기록자가 빠뜨리지 않았다. 같은 구역을 쌓아도 더 불탄 사람이 있었고, 그것이 기록됐다.

21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 엘리아십의 집 끝까지 다른 구역을 보수했다.

22 그 다음은 제사장들, 곧 요단 평지 사람들이 보수했다.

23 그 다음은 베냐민(Benjamin)과 핫숩(Hashub)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아나냐(Anaiah)의 손자 마아세야(Maaseiah)의 아들 아사랴(Azariah)가 자기 집 옆 구역을 보수했다.

24 그 다음은 헤나닷(Henadad)의 아들 빈누이(Binnui)가 아사랴의 집에서 성벽 모퉁이까지 다른 구역을 보수했다.

25 우새(Uzai)의 아들 발랄(Palal)이 성벽 모퉁이 맞은편과 윗 궁궐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바로스(Parosh)의 아들 브다야(Pedaiah)가 보수했다.

26 오벨 산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이 수문(Water Gate) 맞은편 동쪽과 내민 망대까지 보수했다.

27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내민 큰 망대 맞은편에서 오벨 성벽까지 다른 구역을 보수했다.

28 말 문(Horse Gate) 위쪽에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29 그 다음은 임멜(Immer)의 아들 사독(Zadok)이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동 문(East Gate)의 지기 스가냐(Shecaniah)의 아들 스마야(Shemaiah)가 보수했다.

30 그 다음은 셀레먀(Shelemiah)의 아들 하나냐(Hananiah)와 여섯째 아들 살랍(Zalaph)의 아들 하눈(Hanun)이 다른 구역을 보수했다. 그 다음은 베레갸(Berechiah)의 아들 므술람(Meshullam)이 자기 방 맞은편을 보수했다.

31 금세공업자 말기야(Malchijah)가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 맞은편 함미프갓 문(Inspection Gate · ㉸ 무사문) 맞은편 성벽 모퉁이 다락까지 보수했다.

32 성벽 모퉁이 다락에서 양 문까지는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보수했다.

성벽은 한 바퀴를 돌아 양 문으로 돌아왔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그리고 그 한 바퀴에 수십 개의 이름이 새겨졌다. 제사장과 상인, 귀족과 딸들, 열심인 자와 거부한 자. 성벽은 돌로 쌓았지만, 이 장은 이름으로 쌓았다.



느헤미야 3장 끝.

52일 후에 성벽은 완공된다. 그러나 완공이 가능했던 것은 이 3장 때문이었다 — 각자 자기 앞을 맡은 사람들. 공동체의 힘은 영웅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각자 자기 문 앞에 선 것에서 왔다.




느헤미야 4장 — 한 손에 칼, 한 손에 흙손


산발랏의 조롱

1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했다.

2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요새화하려 하느냐?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 하루에 끝내려 하느냐? 불에 탄 돌들을 재 무더기에서 다시 살려내려 하느냐?”

3 그 곁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가 말했다.

“그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그들의 돌 성벽이 무너지겠다.”

조롱의 세 가지 방향 — 능력(“미약한”), 의도(“무슨 생각이냐”), 결과(“여우도 무너뜨린다”). 조롱은 언제나 이 세 축을 공격한다. 능력이 없고, 계획이 어리석고, 결과가 실패할 것이라고. 산발랏과 도비야의 말은 조롱이지만, 성벽이 완공되는 순간 그 조롱은 영구히 기록 속에 박힌다.

4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방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시어 이방 땅에서 노략하게 하소서.

5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며 그들의 죄가 주 앞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6 이리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절반 높이에 이르렀다. 백성이 마음을 다해 일했기 때문이었다.





위협이 커지다

7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보수되어 무너진 틈들이 막히기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8 그들이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싸워 방해하려 했다.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주야로 파수꾼을 세웠다.

10 유다 사람들이 말했다.

“흙 운반하는 자들의 힘이 약해졌고, 흙더미가 너무 많으니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11 우리의 원수들이 말했다.

“그들이 알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그들 중에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키리라.”

12 원수들 곁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했다. 열 번이나 왔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사방에서 올라오려 한다.”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지키다

13 이에 나는 성벽 뒤 낮은 곳 빈 공간에 백성을 각 족속을 따라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세웠다.

14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을 살펴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15 원수들이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무너뜨리신 것을 듣고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가 각각 자기 일을 했다.

16 그 날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공사를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을 갖추고 섰다. 지도자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다.

17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짐을 나르는 자들은 각각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무기를 잡았다.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한 손에 흙손, 한 손에 칼” — 이것은 성경의 가장 생생한 이미지 중 하나다. 건설과 전투가 동시에. 오른손으로 쌓고 왼손으로 지킨다. 이 장면은 페르시아 제국 변경 지대의 현실이었다 — 정치적 불안이 일상을 덮은 곳에서는 도구와 무기가 함께였다. 다리우스 비문에도 변경 지대 행정관들이 항시 무장 상태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19 내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에게 말했다.

“공사는 많고 넓어서 우리가 성벽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0 너희는 어느 곳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에게로 모여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21 이리하여 우리가 새벽부터 별이 나타날 때까지 절반은 창을 잡고 공사를 했다.

22 또 그때에 나는 백성에게 말했다.

“각 사람이 그의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밤을 지내야 합니다. 그들이 밤에 우리를 위해 파수꾼이 되고 낮에는 일하도록 합시다.”

23 그때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꾼들이 모두 옷을 벗지 않았다. 각 사람이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잡고 갔다.

52일 동안 그들은 옷을 벗지 않았다. 잘 때도, 물을 마실 때도, 무기를 놓지 않았다. 52일. 그것이 성벽을 세운 속도이자 그것을 가능하게 한 대가였다.



느헤미야 4장 끝.

조롱이 위협이 되고, 위협이 공격 계획이 됐다. 그러나 공사는 멈추지 않았다. 칼과 흙손이 나란히 들렸다. 성벽이 오를수록 조롱은 침묵에 가까워졌다.




느헤미야 5장 —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빈민의 부르짖음

1 그때에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자기 형제 유다 사람들에 대해 크게 부르짖었다.

2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와 우리 아들딸들이 많은데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3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혔으니 기근을 면하기 위해 곡식을 얻읍시다.”

4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왕의 세금을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빌렸습니다.

5 우리의 몸은 우리 형제들의 몸과 같고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과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게 됐습니다. 우리 딸들 중에 이미 종된 자도 있는데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됐으니 우리에게 속수무책입니다.”

이 빈민들이 빚을 진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같은 유다 사람들, 같은 귀환 공동체 안의 형제들에게 땅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다. 성벽을 쌓는 동안 안에서는 다른 무너짐이 진행되고 있었다. 산발랏과 싸우면서 안에서 형제를 착취하고 있었다.





느헤미야의 분노

6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

7 깊이 생각한 뒤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구나.”

내가 그들에 대해 큰 집회를 열고

8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곧 이방인들에게 팔린 자들을 우리 힘을 다해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려 하느냐? 그들이 우리에게 팔릴 것이냐?”

그들이 잠잠하여 할 말이 없었다.

9 내가 또 말했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인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 나도 내 형제들도 내 종자들도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 꾸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이자를 없애버립시다.

11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동산과 집을 돌려주십시오. 또 너희가 그들에게 꾸어준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이자 백분의 일도 돌려주십시오.”

“백분의 일” — 월 1퍼센트라면 연 12퍼센트다. 고대 근동에서 이자율은 곡식 33퍼센트, 은 20퍼센트가 표준이었다. 유다 공동체 내의 이자가 그 수준이었다면 가난한 사람은 빠져나올 수 없었다. 신명기 15장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시한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을 통해 빚을 탕감하고 토지를 돌려주라고 명한다. 느헤미야의 요구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 모세 율법의 재적용이었다.

12 그들이 말했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겠다는 맹세를 시켰다.

13 내가 또 옷자락을 털며 말했다.

“이 말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집과 수고를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털리고 빈손이 될 것입니다.”

온 회중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백성이 이 말대로 행했다.





총독 느헤미야의 삶

14 이 외에도 나는 그들의 왕에게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날, 곧 아닥사스다 왕 이십 년부터 삼십이 년까지 십이 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급식을 먹지 않았다.

15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무거운 짐을 지웠다. 양식과 포도주 외에 은 사십 세겔을 취하기도 했다.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16 내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도 않았다. 내 모든 종자들도 거기서 함께 일했다.

17 또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중에 내 상에서 먹는 자가 백오십 명이었고, 그 외에 우리 주변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에게 온 자들도 있었다.

18 매일 나를 위해 준비되는 것은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와 새들이었다. 십 일마다 온갖 포도주가 풍성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나는 총독의 급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백성의 짐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19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들을 따라 나를 선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급식을 받지 않았다. 12년 동안. 그 기간 동안 자기 돈으로 150명 이상을 먹였다. 이것은 도덕적 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사실이다. 그는 유복했다. 그 유복함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끝맺는다 — “나를 선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솔직함이다.



느헤미야 5장 끝.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동체의 내부가 흔들렸다. 빚과 착취와 종살이. 느헤미야는 바깥의 적과 싸우면서 안의 불의와도 싸웠다. 두 전선이었다. 그리고 두 전선 모두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느헤미야 6장 — 52일, 그리고 도비야의 편지


협상이라는 함정

1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우리의 나머지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무너진 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아직 성문 문짝들을 달지는 않았을 때였다.

2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오노(Ono) 평원의 한 촌락에서 서로 만나자.”

그러나 그들은 나를 해치려 했다.

3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했다.

“나는 큰 역사를 하고 있어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역사를 중단하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습니까?”

4 그들이 이 같은 말로 네 번 내게 보냈고 나는 같은 말로 대답했다.

5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봉하지 않은 편지 — 고대 근동에서 편지는 점토판이나 파피루스에 써서 봉인하는 것이 관례였다. 봉하지 않은 편지는 누구나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공개 압박이다. 편지 내용을 공공연하게 퍼뜨려 소문으로 만들겠다는 위협이었다.

6 그 안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방 사람들 중에 ’유다 사람과 유대인들이 반역하려 한다. 그러므로 성벽을 건축한다. 또한 네가 그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게셈도 그 말을 전한다.

7 또한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고 예루살렘에서 선포할 선지자들도 세웠다고 한다. 이제 이 말이 왕에게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8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이 말한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당신 마음에서 꾸며낸 것입니다.”

9 이는 그들이 모두 우리를 두렵게 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손이 약해지면 공사가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했다.

소문 전략은 단순하다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두려움을 만든다. “왕에게 들릴 것”이라는 말은 고발 협박이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 혐의로 보고되면 공사는 중단되고 느헤미야는 소환될 수 있다. 산발랏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이었다. 느헤미야의 방어도 말이었다 — 간단하고 명확한 부인.





스마야의 거짓 예언

10 내가 들라야(Delaiah)의 아들이요 므헤다벨(Mehetabel)의 손자인 스마야(Shemaiah)의 집에 들어갔다. 그가 거기서 문을 닫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러 밤에 올 것입니다.”

11 내가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목숨을 보전하겠습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12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여 예언하게 한 것이었다.

13 그가 나를 두렵게 하여 내가 그 말을 따라 죄를 범하게 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악명을 씌워 나를 모함하려 했다.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다. 스마야의 제안을 따르면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 된다. 도망친 겁쟁이가 되고 동시에 율법 위반자가 된다. 두 개의 함정이 하나의 제안 안에 숨어 있었다. 느헤미야는 즉시 그 구조를 파악했다.

14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의 행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또 여선지자 노아댜(Noadiah)와 나를 두렵게 하려 하던 나머지 선지자들의 행위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52일 만의 완공

15 엘룰월(Elul — 히브리력 여섯 번째 달, 8~9월) 이십오 일에 성벽이 완공됐다. 오십이 일이 걸렸다.

52일 — 학자들이 주목하는 숫자다. 전문 건축가 없이, 무기를 들고, 협박과 음모 속에서 52일. 성벽이 짧지 않았다 — 예루살렘 성벽의 둘레는 약 2.5킬로미터였다. 이 속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3장에 있다. 각자 자기 집 앞을, 자기 마을 몫을 맡았기 때문이다. 중앙 집중식 건설이 아니라 분산된 책임이었다.

16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듣고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두려워하여 자존심을 잃었다. 이 역사가 우리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알았기 때문이었다.

17 그날들에도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내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왔다.

18 유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비야와 맹세한 관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라(Arah)의 아들 스가냐(Shecaniah)의 사위였고, 그의 아들 여호하난(Jehohanan)은 베레갸(Berechiah)의 아들 므술람(Meshullam)의 딸과 결혼했다.

19 그들이 내 앞에서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다. 도비야는 나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들을 보냈다.

성벽이 완공된 뒤에도 안에서는 도비야와의 연결이 끊이지 않았다. 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가 사위로, 인척으로 공동체 안에 연결돼 있었다. 성벽은 닫혔지만 관계는 열려 있었다. 이 문제는 13장까지 이어진다.



느헤미야 6장 끝.

52일. 그 숫자가 이방인들을 두렵게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진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돌과 흙으로 쌓은 성벽 안에서, 사람과 관계와 신뢰라는 더 무른 재료로 또 다른 성벽을 쌓아야 했다.




느헤미야 7장 — 성문의 문지기들, 그리고 이름들


성문 지키는 자들을 세우다

1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웠다.

2 내가 내 형제 하나니(Hanani)와 성의 지도자 하나냐(Hananiah)에게 예루살렘을 맡겼다. 하나냐는 여러 사람보다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이었다.

3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마십시오. 파수꾼이 자기 위치에 있는 동안에는 문을 닫아 빗장을 지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 파수꾼을 세우되 각각 자기 집 맞은편에서, 각각 자기 집 앞에서 세우십시오.”

성벽을 완공했다고 끝이 아니었다. 누가 문을 열고 닫는가, 언제 여는가, 누가 지키는가 — 행정이 시작됐다. 느헤미야는 건설자인 동시에 행정가였다. 성벽은 돌이고, 안전은 시스템이다.

4 성읍은 넓고 크지만 그 안에 백성이 적고 집들이 건축되지 않았다.

이것이 다음 문제를 예고한다. 성벽이 서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도시가 아니다. 11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나온다 — 추첨을 통해 예루살렘 거주자를 채운다.





첫 귀환자 명단

5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모아 계보를 조사하게 하셨다. 내가 처음 돌아온 자들의 계보 책을 얻어 거기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았다.

6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에게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포로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각각 자기 성읍으로 돌아왔다.

7 그들은 스룹바벨(Zerubbabel · ㉸ 즈루빠벨)과 예수아(Jeshua)와 느헤미야(Nehemiah)와 아사랴(Azariah)와 라아먀(Raamiah)와 나하마니(Nahamani)와 모르드개(Mordecai · ㉸ 모르드카이)와 빌산(Bilshan)과 미스베렛(Mispereth)과 비그왜(Bigvai)와 느훔(Nehum)과 바아나(Baanah)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이 명단은 에스라 2장과 거의 동일하다. 약 한 세기 전 스룹바벨이 이끈 첫 귀환자 명단이다. 느헤미야가 이 오래된 명단을 꺼내 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 누가 진짜 귀환 공동체에 속하는가. 공동체 정체성의 문서적 근거였다.

8 바로스 자손이 이천 백칠십이 명,

9 스바댜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

10 아라 자손이 육백오십이 명,

11 예수아와 요압 자손 바핫모압 자손이 이천팔백십팔 명,

12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

13 삿두 자손이 팔백사십오 명,

14 삭개 자손이 칠백육십 명,

15 빈누이 자손이 육백사십팔 명,

16 브배 자손이 육백이십팔 명,

17 아스갓 자손이 이천삼백이십이 명,

18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육십칠 명,

19 비그왜 자손이 이천육십칠 명,

20 아딘 자손이 육백오십오 명,

21 아델의 자손 히스기야 자손이 아흔여덟 명,

22 하숨 자손이 삼백이십팔 명,

23 베새 자손이 삼백이십사 명,

24 하립 자손이 백열두 명,

25 기브온 사람들이 아흔다섯 명,

26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백팔십팔 명,

27 아나돗 사람이 백이십팔 명,

28 벧아스마웻 사람이 사십이 명,

29 기럇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사십삼 명,

30 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이십일 명,

31 믹마스 사람이 백이십이 명,

32 벧엘과 아이 사람이 백이십삼 명,

33 다른 느보 사람이 오십이 명,

34 다른 엘람 자손이 천이백오십사 명,

35 하림 자손이 삼백이십 명,

36 여리고 자손이 삼백사십오 명,

37 롯과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이십일 명,

38 스나아 자손이 삼천구백삼십 명.



39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의 여다야 자손이 구백칠십삼 명,

40 임멜 자손이 천오십이 명,

41 바스훌 자손이 천이백사십칠 명,

42 하림 자손이 천열일곱 명.

43 레위인들은 호드야의 자손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사 명.

44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백사십팔 명.

45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 아델 자손, 달문 자손, 악굽 자손, 하디다 자손, 소배 자손의 합계가 백삼십팔 명.

46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Solomon)의 신하의 자손들은 (명단이 이어진다.)



60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 합계가 삼백구십이 명.

61 또 델멜라(Tel-melah)와 델하르사(Tel-harsha)와 그룹(Cherub)과 아돈(Addon)과 임멜(Immer)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자신의 가문이나 씨족이 이스라엘 출신인지 증명할 수 없었다.

계보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 — 이름은 있는데 뿌리를 댈 수 없다. 포로 생활 중에 기록이 사라지거나, 혼혈이 있거나, 오래돼서 잊혀졌거나. 이들은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경계선에 서 있었다. 정체성의 문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시에 그 문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 — 이 짧은 구절이 보여준다.

62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이 육백사십이 명.

63 제사장들 중에서 하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래(Barzillai)의 딸들 중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 이름으로 불린 자들인데,

64 이들은 계보 중에서 그 이름을 찾아도 없었으므로 제사장 직분을 맡지 못하게 됐다.

65 총독이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맡은 제사장이 일어서기까지 지성물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66 온 회중의 총수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요,

67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칠천삼백삼십칠 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사십오 명이었다.

68 말이 칠백삼십육 마리요 노새가 이백사십오 마리요

69 낙타가 사백삼십오 마리요 나귀가 육천칠백이십 마리.

70 어떤 족장들은 공사를 위해 예물을 드렸다. 총독이 보물 중에 금 천 다릭과 대접 오십 개와 제사장의 옷 오백삼십 벌을 드렸다.

71 또 어떤 족장들이 공사를 위해 드린 것은 금이 이만 다릭이요 은이 이천이백 마네였다.

72 나머지 백성이 드린 것은 금이 이만 다릭이요 은이 이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예순일곱 벌이었다.

73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 성읍들에 거주했다.

이 명단의 목적 — 느헤미야는 오래된 목록을 꺼냈다. 귀환자들의 이름, 숫자, 직분, 재산. 이것은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증명이다. 누가 이 공동체에 속하는가. 땅과 성벽이 있어도 사람의 정체성이 없으면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 느헤미야는 돌 성벽과 함께 문서 성벽도 쌓고 있었다.



느헤미야 7장 끝.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가 거기 있었다는 뜻이다. 이름을 기록하지 못한 자들은 경계에 서야 했다. 이제 성벽 안에 사람을 채울 차례가 됐다. 그리고 그 전에, 율법 낭독이 먼저였다.




느헤미야 8장 — 수문 앞에서, 백성이 울었다


에스라가 펴들다

1 일곱째 달이 됐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성읍들에 있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 학사 에스라(Ezra · ㉸ 에즈라)에게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Moses)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2 일곱째 달 첫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왔다. 남자나 여자나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된 모든 자들이 모인 앞에서였다.

3 그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 앞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모든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 여섯 시간. 에스라는 서서 읽었다. 백성도 서서 들었다. 이것은 청중이 앉아 편하게 듣는 강연이 아니었다. 서서 귀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가 경청의 몸짓이었다. 이 장면은 후대 유대교 회당 예배의 원형이다 — 토라를 꺼내 광장에서 읽는 전통. 바빌론 포로기 이후 성전 없이 말씀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던 방식이 여기서 시작됐다.

4 학사 에스라가 이 목적을 위해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다. 그의 오른쪽에는 맛디댜(Mattithiah)와 스마(Shema)와 아나야(Anaiah)와 우리야(Uriah)와 힐기야(Hilkiah)와 마아세야(Maaseiah)가 섰다. 왼쪽에는 브다야(Pedaiah)와 미사엘(Mishael)과 말기야(Malchijah)와 하숨(Hashum)과 하스밧다나(Hashbaddanah)와 스가랴(Zechariah)와 므술람(Meshullam)이 섰다.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아멘, 아멘” — 히브리어 ‘아멘(אָמֵן)’은 ’확실히 그러하다’, ‘신실하다’, ’굳다’는 뜻이다. 에스라의 찬양에 온 광장이 두 번 “아멘”으로 응답했다. 뒤이어 엎드렸다. 말씀이 읽히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반응했다.





레위인들이 뜻을 풀어주다

7 예수아(Jeshua)와 바니(Bani)와 세레뱌(Sherebiah)와 야민(Jamin)과 악굽(Akkub)과 삽배(Shabbethai)와 호디야(Hodiah)와 마아세야(Maaseiah)와 그리다(Kelita)와 아사랴(Azariah)와 요사밧(Jozabad)과 하난(Hanan)과 블라야(Pelaiah), 이 레위인들이 백성이 서 있는 동안 율법을 백성에게 풀어 설명했다.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히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읽은 것을 백성에게 깨닫게 했다.

“뜻을 해석하여” — 히브리어 원문에는 ‘메포라쉬(מְפֹרָשׁ)’라는 단어가 있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명확히 하다’는 뜻이다.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레위인들이 당시 일상어였던 아람어로 통역하거나 풀어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바빌론 포로 이후 귀환한 많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아람어를 사용했다. 말씀이 전달되는 것만큼 이해되는 것이 중요했다.





울음과 기쁨

9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요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고 있었다.

10 느헤미야가 또 말했다.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가 없는 자에게는 보내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힘입니다(נֶחֱמַת יְהוָה הִיא מָעֻזְּכֶם)” — 이 문장은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다. 히브리어로 ’기쁨(헤흐마트)’이 ’힘(마우즈)’과 연결돼 있다. 슬픔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 율법을 듣고 우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슬픔에 머무르지 말라고 했다. 기쁨은 감상이 아니라 힘이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쁨이 필요했다.

11 레위인들도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여 말했다.

“잠잠히 하십시오.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12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몫을 나눠주며 크게 즐거워했다. 이는 읽어준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초막절을 다시 지키다

13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려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14 그들이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초막절(Sukkot) —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규정된 절기. 이스라엘이 광야를 떠돌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 일주일간 임시 오두막(초막, 수카)에서 지낸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제대로 지켜진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 이후 처음이라는 표현이 14절에 나온다. 기억이 의례가 되고 의례가 정체성이 된다.

15 이에 그들이 모든 성읍에서 예루살렘에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전했다.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라.”

16 백성이 나가서 가지를 가져다가, 어떤 사람은 지붕 위에, 어떤 사람은 뜰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뜰에, 또 어떤 사람은 수문 광장에,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만들었다.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만들고 초막 안에 있었다. 눈(Nun)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 크게 즐거워했다.

18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 칠 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에 따라 거룩한 모임을 가졌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 이후 처음” — 이 표현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약 천 년이 흘렀다. 왕국이 생기고, 분열되고, 멸망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초막절이 이렇게 지켜진 적이 없었다. 성벽이 완공된 달에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 성벽이 닫혀야 안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다.



느헤미야 8장 끝.

율법을 들으며 운 것은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만난 감각 —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 그것이 눈물이 됐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했다 — “기뻐하라. 기쁨이 힘이다.” 슬픔과 기쁨이 같은 날 같은 광장에 있었다.




느헤미야 9장 — 출애굽에서 포로까지, 긴 회개의 기도


금식과 회개

1 그 달 이십사 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였다.

2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분리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3 그들이 서서 낮의 사 분의 일 동안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또 사 분의 일 동안 자복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4 레위인들인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뱌와 바니와 그나니가 층계 위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5 레위인들인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뱌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갸가 말했다.

“일어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라. 복된 이름이 모든 찬양과 찬송을 뛰어넘을지어다.”





기도 — 창조에서 아브라함까지

6 “당신은 여호와 하나이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 모든 천군과 땅과 그 위의 모든 것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당신이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천군이 당신께 경배합니다.

7 당신은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Abraham)으로 바꾸셨습니다.

8 당신이 그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신실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기르가스 사람들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은 의로우시므로 그 말씀을 이행하셨습니다.”

기도가 역사 회고로 시작된다. 창조 → 아브라함 → 이집트 → 광야 → 가나안 → 사사 시대 → 왕국 → 포로. 구약 전체가 기도 한 편에 압축됐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긴 역사 회고 기도 중 하나다. 시편 105·106편, 에스겔 20장과 같은 계열이다. 자기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다.





이집트와 출애굽

9 “당신이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셨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10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나라 백성에게 징조와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름을 오늘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11 당신이 그들 앞에서 바다를 나누셨으므로 그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을 당신이 깊은 물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마치 돌이 큰 물 속에 던져지듯이.

12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셨습니다.

13 또 당신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정직한 규례와 진실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14 당신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명령하셨습니다.

15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의 반역

16 “그러나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고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17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당신이 그들 중에서 행하신 기사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자기들을 종살이로 돌아가게 하려고 우두머리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8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며 크게 모독했어도,

19 당신은 크신 자비로 광야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서 떠나지 않아 그들의 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가는 길을 비췄습니다.

20 당신은 그들을 가르치려고 선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만나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21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으니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옷이 해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배신의 반복

22 “또 당신이 그들에게 나라들과 민족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방에 각각 배치하셨습니다. 그들이 시혼(Sihon)의 땅, 즉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Bashan) 왕 옥(Og)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23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24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들 앞에서 그 땅의 가나안 주민들을 굴복시키시고 그들의 왕들과 그 땅의 민족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25 그들이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을 점령했습니다. 파놓은 우물들과 포도원들과 올리브 동산들과 과일나무들을 차지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게 되었으며 당신의 큰 은혜로 즐거워했습니다.

26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고 당신을 거역하여 당신의 율법을 등 뒤로 던지고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크게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27 이에 당신이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고,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환난의 때에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이 하늘에서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크신 자비로 구원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28 그들이 평안해지면 다시 당신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시면 그들이 돌아와 당신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당신의 자비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29 당신의 율법으로 돌아오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당신의 계명들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입니다. 그들은 어깨를 내두르고 목을 굳게 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30 여러 해 동안 당신이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셨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당신이 그들을 주변 나라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31 그러나 당신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도의 구조는 반복이다 — 하나님이 주신다 / 이스라엘이 배반한다 / 심판이 온다 /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다 /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 다시 배반한다. 이 패턴이 출애굽에서 포로까지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됐다. 기도는 그 반복을 숨기지 않는다. 정직하게 낱낱이 말한다. 자기 역사의 부끄러운 반복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 — 그것이 회개의 언어다.





현재의 상황을 아뢰다

32 “우리 하나님이여, 위대하고 능력 있으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앗시리아 왕들의 시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닥친 이 모든 고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33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에 대해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진실하게 행하셨고 우리는 악하게 행했습니다.

34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당신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당신의 계명들과 당신이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5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당신이 내리신 큰 은혜와 당신이 그들 앞에 주신 기름지고 넓은 땅을 누리면서도 당신을 섬기지 않았고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36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당신이 그 열매와 좋은 것들을 먹도록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37 우리 죄들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산이 많아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세운 왕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우리의 몸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우리가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굳은 언약

38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굳은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우리 방백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봉인합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탄식과 회개로 끝나지 않고 언약으로 나아간다. 다음 장에서 그 언약의 내용이 펼쳐진다.



느헤미야 9장 끝.

창조부터 포로까지. 선지자를 죽이고 안식일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 역사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펼쳤다. 그리고 기도는 끝에 이르러 현재를 직시한다 —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종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도 뒤에 언약이 온다.




느헤미야 10장 — 봉인된 이름들, 새겨진 서약


봉인한 사람들

1 봉인한 자들은 총독 하가랴(Hacaliah)의 아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

2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3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4 핫두스, 스바냐, 말룩,

5 하림, 므레못, 오바댜,

6 다니엘, 긴느돈, 바룩,

7 므술람, 아비야, 미야민,

8 마아시아, 빌개, 스마야 — 이들이 제사장들이다.

9 레위인들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

10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11 미가, 르홉, 하사뱌,

12 삭굴, 세레뱌, 스바냐,

13 호디야, 바니, 브니누.

14 백성의 두령들은 바로스, 바핫모압, 엘람, 삿두, 바니,

15 분니, 아스갓, 베배,

16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17 아델, 히스기야, 앗술,

18 호디야, 하숨, 베새,

19 하립, 아나돗, 느배,

20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21 므세사벨, 사독, 얏두아,

22 블라댜, 하난, 아나야,

23 호세아, 하나냐, 핫숩,

24 할로헤스, 빌하, 소벡,

25 르훔, 하삽나, 마아세야,

26 아히야, 하난, 아난,

27 말룩, 하림, 바아나.

84명의 이름 — 봉인한 자들의 목록이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의 지도자들. 언약을 맺을 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고대 근동에서 계약 봉인은 법적 구속력을 의미했다. 이 84명의 서명은 그 뒤에 기록된 조항들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묶이는 약속임을 뜻한다. 공동체 정체성 회복 의식이었다.





언약의 내용

28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 위해 이방 나라 백성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자들과 그 아내들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그 아들딸들이

29 다 그들의 형제들 곧 귀족들의 뒤를 따르고 저주와 맹세를 할 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걷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고 했다.

“저주와 맹세를 할 때에 동참하여” — 이것은 조약 언어다. 고대 근동의 조약들은 저주 조항을 포함했다 — “이 조약을 어기면 이런 재앙이 임할지어다.”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 목록과 같은 구조다.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 스스로 저주 조항을 동의하며 들어간다. 가벼운 약속이 아니었다.





세 가지 핵심 서약

30 우리 딸들을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고, 그들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에게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이방 결혼 금지 — 이것은 에스라가 이미 씨름한 문제였다(에스라 9-10장). 느헤미야 공동체가 다시 이것을 서약한다. 단순한 인종적 순수성이 아니라 종교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방 배우자의 신들이 따라 들어온다는 역사적 패턴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 서약이 13장에서 다시 깨진다.

31 이방 나라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식물들을 팔러 오면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습니다. 또 제칠 년에는 땅을 묵혀두겠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습니다.

안식일 상거래 금지와 안식년 탕감 — 두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안식일은 시간의 경계다. 안식년은 빚과 땅의 경계다. 두 가지 모두 경제 논리를 일시 중단시키는 율법이다. 이 경제 논리의 일시 중단이 공동체를 착취로부터 지키는 구조적 장치였다. 5장에서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바로 그 문제다.

32 또 매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세겔의 삼분의 일씩을 바치는 규례를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하겠습니다.

33 그것은 진설병과 매일 드리는 소제와 매일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의 제물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 유지를 위한 서약들

34 또 우리가 —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 우리 조상들의 집을 따라 제비를 뽑아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규례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해마다 땔나무를 드려 제단에 불이 계속 피우게 하겠습니다.

35 또 매년 우리 땅의 처음 익은 열매와 모든 나무의 처음 익은 실과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겠습니다.

36 우리의 맏아들들과 우리 가축의 처음 난 것들, 곧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져오겠습니다.

37 또 우리가 밀가루의 처음 익은 것들과 거제물과 각종 나무의 과실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 방들에 두겠습니다. 또 우리 농산물의 십 분의 일을 레위인들에게 주겠습니다. 레위인들은 우리의 모든 농업 도시에서 그 십 분의 일을 거두어야 합니다.

38 레위인들이 십 분의 일을 거둘 때에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레위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십 분의 일의 십 분의 일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곡물 창고들에 있는 방들로 가져가야 합니다.

39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거제물을 성소의 기구들이 있는 방들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곳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장 전체가 이 한 문장을 향해 달려온다. 결혼, 안식일, 십일조, 첫 열매 — 이 모든 서약의 핵심은 공동체의 예배 중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느헤미야 10장 끝.

84개의 이름이 도장을 찍었다.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그 말에 자기 존재를 건다는 뜻이다. 언약은 감정이 아니라 이름이다. 그러나 이름을 쓴 것이 끝이 아니다 — 살아내는 것이 남았다.




느헤미야 11장 — 누가 예루살렘에 살 것인가


추첨으로 정한 거주자들

1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열에 하나를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하고, 나머지 열 명은 다른 성읍들에 살게 했다.

2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사람들을 백성이 다 축복했다.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사람들을 축복했다” — 이것이 중요하다. 제비뽑기가 먼저였지만, 자원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가 축복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 성 밖의 농지를 두고 성 안에 들어와야 했다. 생업의 희생이 있었다. 그 희생을 자원한 사람을 공동체가 인정했다.

3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의 각 지방 두령들은 자기 성읍 자기 소유지에 거주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두령들은 다음과 같다.





예루살렘 거주자 명단

4 유다 자손 중에서는 웃시야의 자손 아다야 —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스가랴는 아마랴의 아들이요, 아마랴는 스바댜의 아들이요, 스바댜는 마할랄렐의 아들이니 베레스 자손이었다.

5 또 바룩의 자손 마아세야 — 그는 골호세의 아들이요, 골호세는 하사야의 아들이요, 하사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요야립의 아들이요, 요야립은 스가랴의 아들이니 실로 자손이었다.

6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의 합계는 사백육십팔 명이니 모두 용사들이었다.

7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살루 — 그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므술람은 요엣의 아들이요, 요엣은 브다야의 아들이요, 브다야는 골라야의 아들이요, 골라야는 마아세야의 아들이요, 마아세야는 이디엘의 아들이요, 이디엘은 여사야의 아들이었다.

8 그 다음에 갑배와 살래 등 합계 구백이십팔 명이었다.

9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요, 핫스누아의 아들 유다가 예루살렘의 부감독이었다.



10 제사장들 중에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 야긴,

11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관리 스라야 —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므술람은 사독의 아들이요, 사독은 므라욧의 아들이요, 므라욧은 아히둡의 아들이었다.

12 성전 일을 하는 그들의 형제들이 팔백이십이 명이었다. 또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 — 그는 블랄리야의 아들이요, 블랄리야는 아마시야의 아들이요, 아마시야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스가랴는 바스훌의 아들이요, 바스훌은 말기야의 아들이었다.

13 그의 형제들인 족장들이 이백사십이 명이었다. 또 아사렐의 아들 아마새 — 그는 아스래의 아들이요, 아스래는 므실레못의 아들이요, 므실레못은 임멜의 아들이었다.

14 그들의 형제들인 용사들이 백이십팔 명이었다. 그 감독은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15 레위인들 중에서는 스마야 — 그는 핫숩의 아들이요, 핫숩은 아스리감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은 하사뱌의 아들이요, 하사뱌는 분니의 자손이었다.

16 또 레위인들의 족장들인 삽배와 요사밧이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들을 맡았다.

17 또 미가의 아들이요 삽디의 아들이요 미가야의 아들 맛다냐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것을 인도하는 자였다. 또 삼무아의 아들이요 갈랄의 아들이요 여두둔의 자손 아브다가 그의 다음이었다.

18 거룩한 성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의 합계는 이백팔십사 명이었다.



19 문지기들은 악굽과 달문과 그 형제들이었으니 성문을 파수하는 자들이 백칠십이 명이었다.

20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유지 각 성읍에 있었다.

21 느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고, 시하(Ziha)와 기스바(Gispa)가 느디님 사람들을 관할했다.

22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들의 감독자는 바니의 자손 미가의 아들이요 맛다냐의 아들이요 핫사뱌의 아들 웃시였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 일을 위해 노래하는 자들을 주관하는 자였다.

23 왕의 명령이 그들에게 있어 날마다 노래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정해 주었다.

24 하나님 앞에서 왕을 위한 모든 일에 백성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왕의 수행원은 므세사벨의 자손이요 세라의 아들 브다야였다.





예루살렘 밖의 정착지들

25 유다 자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촌락들과 그 들판에 거주했다. 기럇아르바(Kirjath-arba)와 그 주변 마을들에, 디본(Dibon)과 그 주변 마을들에, 여갑스엘(Jekabzeel)과 그 촌락들에,

26 예수아(Jeshua)와 몰라다(Moladah)와 벧벨렛(Beth-pelet)에,

27 하살수알(Hazar-shual)과 브엘세바(Beersheba)와 그 주변 마을들에,

28 시글락(Ziklag)과 므고나(Meconah)와 그 주변 마을들에,

29 엔림몬(En-rimmon)과 소라(Zorah)와 야르뭇(Jarmuth)에,

30 사노아(Zanoah)와 아둘람(Adullam)과 그 마을들에, 라기스(Lachish)와 그 들판에, 아세가(Azekah)와 그 주변 마을들에 거주했다. 그들이 브엘세바(Beersheba)에서 힌놈(Hinnom) 골짜기까지 진영을 쳤다.

31 베냐민 자손들은 게바(Geba)에서 믹마스(Michmash)와 아야(Aija)와 벧엘(Bethel)과 그 주변 마을들에,

32 아나돗(Anathoth)과 놉(Nob)과 아나냐(Ananiah)에,

33 하솔(Hazor)과 라마(Ramah)와 깃다임(Gittaim)에,

34 하딧(Hadid)과 스보임(Zeboim)과 느발랏(Neballat)에,

35 로드(Lod)와 오노(Ono)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했다.

36 레위인 중 유다의 몇 반열이 베냐민에게 배속됐다.

이 지명들의 목록 — 단순한 지도가 아니다. 각 이름 뒤에 사람들이 있다.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북쪽까지 이어지는 정착지들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 운동이 수도를 넘어 지방까지 퍼지는 장면이다. 무너진 공동체가 지형 위에 다시 새겨지고 있다.



느헤미야 11장 끝.

성벽 안에도 사람이 필요하고, 성벽 밖에도 사람이 필요하다. 추첨으로 정하고 자원으로 채웠다. 예루살렘은 다시 사람으로 가득 찼다. 이름들이, 가문들이, 직분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제 성벽을 봉헌할 차례였다.




느헤미야 12장 — 두 행렬이 성벽 위를 걷다


스룹바벨과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1 스룹바벨의 아들 스알디엘과 예수아(Jeshua)와 함께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Seraiah), 예레미야(Jeremiah), 에스라(Ezra),

2 아마랴(Amariah), 말룩(Malluch), 핫두스(Hattush),

3 스가냐(Shecaniah), 르훔(Rehum), 므레못(Meremoth),

4 잇도(Iddo), 긴느도(Ginnethoi), 아비야(Abijah),

5 미야민(Miamin), 마아댜(Maadiah), 빌가(Bilgah),

6 스마야(Shemaiah), 요야립(Joiarib), 여다야(Jedaiah),

7 살루(Sallu), 아목(Amok), 힐기야(Hilkiah), 여다야(Jedaiah) — 이들이 예수아의 때에 제사장들의 두령들과 그들의 형제들이었다.

8 레위인들로는 예수아(Jeshua), 빈누이(Binnui), 갓미엘(Kadmiel), 세레뱌(Sherebiah), 유다(Judah), 맛다냐(Mattaniah) — 맛다냐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찬송을 맡았다.

9 그들의 형제들인 박부갸(Bakbukiah)와 운노(Unno)가 직무를 교대로 맡았다.





대제사장의 계보

10 예수아가 요야김(Joiakim)을 낳고, 요야김이 엘리아십(Eliashib)을 낳고, 엘리아십이 요야다(Joiada)를 낳고,

11 요야다가 요나단(Jonathan)을 낳고, 요나단이 얏두아(Jaddua)를 낳았다.

12 요야김의 때의 제사장들과 각 족속의 두령들은 다음과 같다. 스라야 족속에는 므라야,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

13 에스라 족속에는 므술람,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난,

14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

15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 므라욧 족속에는 헬개,

16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 긴느돈 족속에는 므술람,

17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 미냐민 족속과 모아댜 족속에는 빌대,

18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

19 요야립 족속에는 맛드내, 여다야 족속에는 웃시,

20 살래 족속에는 갈래, 아목 족속에는 에벨,

21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뱌,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

22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의 레위인들의 족장들이 다리우스(Darius) 페르시아 왕 때까지 기록됐다.

23 레위 자손의 족장들이 역대기(Chronicles)에 요하난 이후까지 기록됐다.

24 또 레위인들의 두령들은 하사뱌와 세레뱌와 예수아 갓미엘의 아들, 그 형제들이 앞에서 교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을 따라 찬송하고 감사했다.

25 맛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므술람과 달문과 악굽이 문지기들이었는데 성문 창고들을 파수했다.

26 이들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의 때와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의 때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성벽 봉헌식 — 두 행렬

27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 레위인들을 그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즐거이 감사하며 노래하고 제금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봉헌식을 거행하게 했다.

28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과 느도바(Netophah) 촌락들에서, 벧길갈(Beth-gilgal) 들에서, 게바(Geba)와 아스마웻(Azmaveth) 들에서 모였다.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집들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29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도 정결하게 했다.

30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 감사 찬양대 두 무리를 세웠다. 오른쪽으로 거름 문(Dung Gate) 방향으로 행진한 첫 번째 무리가 있었다.

31 그 무리의 뒤에 호사야(Hoshaiah)와 유다 방백들의 절반이 있었고,

32 또 아사랴(Azariah), 에스라(Ezra), 므술람(Meshullam),

33 유다(Judah), 베냐민(Benjamin), 스마야(Shemaiah), 예레미야(Jeremiah),

34 제사장들 중 나팔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엘리아김(Eliakiм)과 마아세야(Maaseiah)와 미냐민(Miniamin)과 미가야(Michaiah)와 엘료에내(Elioenai)와 스가랴(Zechariah)와 하나냐(Hananiah) — 이들이 나팔을 가진 자들이었다.

35 또 마아세야의 아들 스마야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아들 맛다냐의 자손인 미가야의 아들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스마야(Shemaiah), 아사렐(Azarel), 밀랄래(Milalai), 길랄래(Gilalai), 마애(Maai), 느다넬(Nethanel), 유다(Judah), 하나니 —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들을 가졌다. 학사 에스라가 그들의 앞에 있었다.



36 샘 문 맞은편에 그들이 올라가 성벽 위 다윗의 성 계단들 위로 걸어갔다. 다윗의 궁 위쪽 수문(Water Gate) 동쪽까지 이르렀다.

37 두 번째 감사 무리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내가 백성의 절반과 함께 뒤따랐다. 성벽 위 화덕 망대(Tower of the Furnaces) 옆 넓은 성벽(Broad Wall) 위로,

38 에브라임 문(Ephraim Gate) 위와 옛 문(Old Gate) 위와 물고기 문(Fish Gate) 위와 하나넬 망대(Tower of Hananel)와 함메아 망대(Tower of Meah)를 지나 양 문(Sheep Gate)에 이르렀다. 그들이 호위대 문(Prison Gate)에서 멈췄다.

39 두 감사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멈춰 섰다. 나도, 관리들의 절반도. 제사장들인 엘리아김(Eliakiм), 마아세야(Maaseiah), 미냐민(Miniamin), 미가야(Michaiah), 엘료에내(Elioenai), 스가랴(Zechariah), 하나냐(Hananiah) — 이들이 나팔을 들었다.

두 행렬이 성벽 위를 걷는다. 서로 반대 방향에서 출발하여 성전 앞에서 만난다. 이것은 신학적 이미지다 — 분리된 것들이 한 중심으로 모인다. 성벽은 돌의 구조물이 아니라 이 순간 공동체의 몸이 됐다. 그 위를 행진하면서 찬양한다.

40 두 감사 찬양대가 하나님의 성전에 섰다. 나도 나와 함께한 관리들의 절반도.

41 제사장들인 엘리아김(Eliakiм), 마아세야(Maaseiah), 미냐민(Miniamin), 미가야(Michaiah), 엘료에내(Elioenai), 스가랴(Zechariah), 하나냐(Hananiah) — 나팔을 가진 자들이었다.

42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도 있었다.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했다. 지휘자인 이스라히야(Jezrahiah)의 지휘 아래.

43 그날 사람들이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었다. 여자들과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예루살렘의 기쁨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예루살렘의 기쁨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 52일 전에 산발랏의 조롱이 들렸다. 그 자리에서 이제 기쁨 소리가 들린다. 산발랏이 들었을 것이다. 도비야가 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그냥 기쁨 소리가 멀리 퍼졌다고 한다. 충분하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린 몫들

44 그날 창고들을 맡은 자들이 임명됐다. 율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명령한 대로 거제물들과 처음 익은 것들과 십 분의 일들을 창고에 모으기 위해서였다. 유다가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인해 기뻐했기 때문이었다.

45 그들이 자기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정결하게 하는 봉사를 수행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수행했다.

46 옛날 다윗과 아삽의 때에 노래하는 자들의 지휘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들이 있었다.

47 스룹바벨의 때와 느헤미야의 때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었다. 레위인들에게 구별하여 바치고,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들에게 구별하여 바쳤다.



느헤미야 12장 끝.

두 행렬이 성벽 위를 걷고 성전 앞에서 만났다. 기쁨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 성벽은 완성됐고, 봉헌됐고, 그 위에 노래가 울렸다. 52일의 공사와 여러 달의 저항 끝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았다 — 건물은 완성됐지만 사람은 아직 진행 중이었다.




느헤미야 13장 — 돌아온 사람, 다시 무너진 것들


이방인을 분리하다

1 그날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줄 때 그 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

2 그 이유는 그들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지 않았고, 발람(Balaam · ㉸ 발라암)을 고용하여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3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모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서 분리했다.

이 사건은 12장의 봉헌식이 끝난 뒤의 일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귀환 이후 13년이 지난 시점이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발견한 상황들이 이 장에 집중돼 있다. 기쁨의 절정(12장) 뒤에 실패의 목록(13장)이 온다. 성경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재발과 싸움으로 끝난다.





도비야의 방

4 이보다 전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 방들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Eliashib)이 도비야(Tobiah)와 가까이 지냈다.

5 그가 도비야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그곳에 소제물과 유향과 기구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줄 십 분의 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거제물을 보관했었다.

도비야의 방 —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문맥을 알아야 한다. 도비야는 산발랏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음모를 꾸미고, 느헤미야를 협박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 도비야가 이제 성전 창고 방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다(6:18). 가족 연결이 경계를 지웠다. 성전 창고에 있어야 할 레위인들의 분깃이 밀려났다.

6 이 모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다. 아닥사스다 왕 삼십이 년에 내가 왕에게로 갔다가, 얼마 후에 왕에게 허락을 구하여

7 예루살렘에 왔다.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에 도비야를 위해 만들어 준 방 때문에 내가 저지른 악을 알고

8 매우 불쾌하게 여겨 도비야의 집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방 밖으로 내던지고

9 명령하여 그 방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았다.

“다 방 밖으로 내던지고” — 느헤미야의 분노는 신중하거나 외교적이지 않았다. 직접적이었다. 그는 도비야의 짐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던졌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방식이다 — 말보다 먼저 행동했다.





레위인들의 몫

10 또 내가 레위인들의 몫을 주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11 내가 관리들을 꾸짖어 말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하여 버려졌느냐?”

그리고 레위인들을 모아 그들을 그 자리에 다시 세웠다.

12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 분의 일을 창고로 가져왔다.

13 내가 창고를 맡을 자들을 임명했다. 제사장 셀레먀(Shelemiah)와 학사 사독(Zadok)과 레위인 중 브다야(Pedaiah), 그 다음으로 맛다냐의 아들 삭굴의 아들 하난(Hanan)을 두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로 여겨졌다. 그들의 임무는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었다.

14 내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인해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직분들을 위해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안식일 상거래 금지

15 그날들에 내가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곡식 단들을 나귀에 싣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짐들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있었다. 내가 그날 음식을 팔 때 경고했다.

16 또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온갖 물건들을 안식일에 유다 자손들에게 팔고 있었다.

17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어 말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모독하느냐?

18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에게, 이 성에 내리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안식일을 모독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더해지게 하는 것이냐?”

19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에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에 내가 명령하여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했다. 내 종들 중 몇 명을 성문들에 세웠는데,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이지 못하게 했다.

20 상인들과 온갖 물건들을 파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하룻밤이나 두 밤을 유숙했다.

21 내가 그들에게 경고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 아래서 밤을 새우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잡겠다.”

그 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

22 내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했다.

내 하나님이여, 이것으로 인해서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아끼소서.

안식일 강제 — 느헤미야가 경제 활동을 멈추기 위해 성문을 닫고 종들을 세우고 상인들을 경고했다. 이것은 종교적 행위인 동시에 정치적 행위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유대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다. 경계를 잃으면 공동체도 잃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다. 그러나 이 강제가 곧 율법주의의 씨앗이 됐는지, 아니면 정체성 보존의 절박한 수단이었는지 — 두 시각이 충돌한다.





이방 결혼에 대한 분노

23 또 그 날들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Ashdod) 여자들과 암몬(Ammon) 여자들과 모압(Moab)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았다.

24 그 자녀들의 절반은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을 알지 못하고 각 민족의 말을 했다.

“아스돗 말을 하는데 유다 말을 알지 못하고” — 언어가 정체성이다.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공동체의 언어가 사라지면 공동체의 이야기가 사라진다. 에스라가 씨름했던 문제(에스라 9-10장)가 다시 등장한다. 언약을 봉인했지만(10장) 10장의 서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25 내가 그들과 다투고 저주하고 그 중 몇 명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뽑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했다.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겠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나 너희 자신들에게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

26 이스라엘 왕 솔로몬(Solomon)이 이것으로 인해 죄를 범하지 않았느냐? 많은 나라들 중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데도 이방 여자들이 그를 죄짓게 했다.

27 그런데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들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모든 악을 행해야 하겠느냐?”

“머리카락을 뽑고” — 느헤미야 13:25의 이 행위는 구약에서 가장 격렬한 개인적 분노의 표현 중 하나다. 자기 머리카락을 뽑는 것은 극도의 슬픔과 수치의 행위였다(에스라 9:3). 그러나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 머리카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이것이 폭력인가, 아니면 공동체 정체성을 지키려는 절박함인가 — 두 시각이 충돌한다. 율법주의의 시작을 보는 시각이 있다. 포로 후 소수 공동체가 소멸하지 않으려는 절박한 경계 수호를 보는 시각이 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옳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그냥 그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한다.

28 대제사장 요야다(Joiada)의 아들 중에 호론(Horon)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된 자가 있었다.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냈다.

29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더럽혔으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

30 이렇게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모두 정결하게 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들을 각각 자기 일에 따라 정했다.

31 나무를 드리는 것과 처음 익은 것들을 정해진 시기에 드리는 것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 — “나를 기억하여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1장의 기도와 호응한다. 처음에도 그는 기도했고, 끝에도 기도했다. 총독으로서의 행정 기록을 쌓았지만, 그 기록의 처음과 끝은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겸손하다 —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에 맡긴다.

느헤미야 13장의 결말은 열린 결말이다. 성벽은 섰다. 율법이 낭독됐다. 언약이 봉인됐다. 그러나 도비야의 방이 다시 생겨났고, 레위인들이 도망갔고, 안식일이 깨졌고, 이방 결혼이 다시 생겼다. 공동체는 성벽보다 더 자주 무너졌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기도했다 —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다.



느헤미야 끝.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자가 폐허의 성벽 앞에 서서 울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싸우고, 쌓았다. 52일 만에 완공됐다. 성전 뜰에서 기쁨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그러나 13년 뒤 돌아와 보니 도비야의 짐이 성전 창고에 있었다. 느헤미야는 그 짐을 밖으로 던졌다. 그리고 또 기도했다. 그것이 인간 공동체의 이야기다 — 쌓고, 무너지고, 다시 쌓는.


[image: 에스더 표지]








에스더

하나님의 이름 한 번 안 나오는 책 — 그러나 가장 또렷한 섭리.




에스더 조망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크세르크세스) 시대 수산 궁의 한 유대인 여인 이야기다. 와스디의 폐위, 에스더의 등극, 하만의 음모, 모르드개의 거절, 두 잔치, 처형대의 역전 — 한 민족의 멸절 위기와 부림절의 기원.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이 명시되지 않으나 모든 우연이 섭리로 짜인다.


전체 · 수산의 잔치 (1~10장)

와스디·에스더·하만·모르드개·부림절




에스더 1장 — 왕비가 오지 않았다


백팔십 일의 잔치

1 아하수에로(Ahasuerus)가 왕이었다. 인도(India)에서 에디오피아(Ethiopia · ㉸ 에티오피아)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렸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어로 크샤야르샤, 그리스어로 크세르크세스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BC 486-465 재위)로 불린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 — 그리스 침공으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 300 전사를 쓰러뜨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에게 대패한 바로 그 왕이다. 에스더서의 사건들은 그 살라미스 전투(BC 480) 전후로 배치된다.

2 그 때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Susa · ㉸ 수사) 궁성에 앉아 있었다.

수산은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 하나였다. 현재 이란 서남부 후제스탄 주에 위치한다. 1851년 영국 지리학자 윌리엄 케닛 로프터스(William Kennett Loftus)가 발굴을 시작했고, 이후 프랑스 조사단이 1884년부터 대규모 발굴을 진행해 다리오 1세의 왕궁 유적을 확인했다. 에스더서가 묘사하는 화려한 궁전은 고고학적으로 실재했다.

3 그 왕위 삼 년에 왕이 자기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각 지방의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 앞에 있었다.

4 왕이 여러 날 동안 — 백팔십 일 동안 — 자기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자기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냈다.

백팔십 일, 즉 여섯 달이다. 이 기간은 단순한 연회가 아니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크세르크세스는 BC 481년, 그리스 원정 준비를 위해 제국 전역의 지휘관들을 수산에 집결시켰다. 6개월의 잔치는 군사 작전 기획 회의와 충성 확인의 자리였을 것이다.





칠 일의 마지막 잔치

5 이 날들이 끝날 때에 왕이 수산 궁성 안 뜰 후원에서 왕궁 모든 백성에게 크고 작은 자를 막론하고 칠 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6 흰 면포와 청색 베로 만든 차일이 백색 면사로 만든 줄과 자줏빛 줄로 은고리에 꿰어 대리석(marble) 기둥에 늘어뜨렸다. 침상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고, 마루는 대리석과 각색 보석으로 깔려 있었다.

7 음료는 금 그릇에 담아 각 그릇을 달리하여 왕의 풍성한 예물대로 내놓았고, 왕의 주류도 하사하여 그 수에 제한이 없었다.

8 왕이 명령을 내려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으니, 왕의 집 모든 신하로 각 사람의 뜻대로 행하게 했다.

페르시아의 잔치 문화는 고대 근동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다. 다리오 1세 시대(BC 522-486)의 페르세폴리스 부조에는 수백 명이 동시에 시중드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각각 다른 금 그릇을 쓴다는 기록은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금속 세공술을 보여준다. 1930년대 페르세폴리스 발굴에서 왕실 창고 문서 수천 점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잔치 배식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와스디의 거절

9 왕후 와스디(Vashti · ㉸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

10 제칠일에 왕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았다. 므후만(Mehuman), 비스다(Biztha), 하르보나(Harbona), 빅다(Bigtha), 아박다(Abagtha), 세달(Zethar), 가르가스(Carkas) 등 일곱 내시에게 명령했다.

11 “왕후 와스디를 왕관을 씌워 왕 앞으로 데려오라. 그녀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관원들에게 보이라.” 와스디는 아리따웠다.

12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들로 전하는 왕명을 듣고 오기를 거절했다.

왕이 심히 노했다. 노기가 속에서 불 같이 타올랐다.

와스디의 거절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고대 페르시아 관습에서 왕비가 술판에서 낯선 남자들 앞에 전시되는 것은 존엄의 침해였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크세르크세스의 왕비는 아메스트리스(Amestris)다. 학자들 사이에서 와스디와 아메스트리스의 동일성에 관한 논쟁이 오래 지속되었다. 일치한다는 주장도 있고,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에스더서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의 이야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왕비의 운명을 논하다

13 왕이 때를 알고 규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물었다. 왕이 율법과 규례를 아는 모든 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였다.

14 왕과 가까운 자들은 페르시아와 메대의 일곱 방백 가르스나(Carshena), 세달(Shethar), 아드마다(Admatha), 다시스(Tarshish), 메레스(Meres), 마르스나(Marsena), 므무간(Memucan)이었다. 이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었다.

15 왕이 물었다.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이 내시들로 내린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법규대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16 므무간이 왕과 방백들 앞에서 대답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 모든 지방의 모든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17 왕후의 이 일이 모든 여인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남편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명령했으나 오지 않았다 하면, 이 말을 들은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같은 눈으로 볼 것입니다.

18 오늘 페르시아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이 일을 들으면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니, 멸시와 노여움이 많아질 것입니다.

19 만약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후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되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할 수 없게 하시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20 왕의 명령이 온 나라에 두루 반포되면, 모든 여인이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높고 낮고를 막론하고요.”

“변개할 수 없는 법”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중요한 장치가 된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은 한번 공포되면 왕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었다. 이 원칙이 훗날 하만의 칙령과, 그것을 막기 위한 에스더의 두 번째 칙령 청원으로 이어진다.

21 이 말이 왕과 모든 방백의 마음에 들었다. 왕이 므무간의 말대로 행했다.

22 조서를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작성하여 왕의 모든 지방에 보냈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그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에스더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야훼”도 없고 “엘로힘”도 없다. 구약 정경 중 유일한 책이다.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 — 와스디의 거절, 잠 못 이룬 왕, 하만의 처형대 — 이 하나의 결말로 수렴된다. 섭리는 이름 없이 일한다.



다음 장 — 왕비의 빈자리가 생겼다. 제국 전역에서 처녀들을 모은다. 그 중에 유대 소녀 하나가 있었다.




에스더 2장 — 별을 숨긴 소녀


왕이 떠올린 것

1 이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왕이 와스디와 그녀가 한 일과 그녀에게 내린 결정을 기억했다.

“분노가 가라앉자 기억이 찾아왔다.” 본문의 순서가 정직하다. 감정이 식은 다음에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보인다. 에스더서의 왕은 위엄 있고 충동적이며, 타인의 말에 쉽게 움직인다. 영웅이 아니다. 그 공백을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채운다.

2 시중드는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왕을 위해 아름답고 처녀인 젊은 여자들을 구하게 하소서.

3 왕이 각 지방에 관원들을 임명하여 모든 아름다운 처녀를 수산 궁성 여인의 집(harem)으로 모으되, 왕궁 여인을 주관하는 내시 헤개(Hegai)에게 맡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소서.

4 그 중에 왕이 기뻐하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왕이 이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





에스더

5 수산 궁성에 모르드개(Mordecai)라는 유대인이 있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이르의 아들이었다.

모르드개의 족보는 의미심장하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다(사무엘상 9:1). 한편 이 이야기의 악당 하만은 아각 사람이다. 아각은 사울이 죽이지 않아 하나님께 책망받은 아말렉 왕이다(사무엘상 15장). 사울이 끝내지 못한 것을 그 후손 모르드개가 마무리한다는 신학적 구도가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한다.

6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온 자였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네부카드네자르)이 유다 왕 여고냐(Jeconiah · ㉸ 여코니야)와 함께 사로잡아 간 자들 중에 있었다.

7 모르드개에게 삼촌의 딸이 있었다. 이름은 하닷사(Hadassah)였고, 그녀는 곧 에스더(Esther · ㉸ 에스테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다. 그녀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리따웠다. 모르드개는 그녀의 부모가 죽은 후 자신의 딸로 삼았다.

하닷사는 히브리어로 ‘도금양(myrtle, 화살나무과 상록관목)’을 뜻한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 또는 아카드어 ’이슈타르(Ishtar, 사랑과 전쟁의 여신)’ 혹은 페르시아어로 ’별’을 뜻하는 ’스타라(stara)’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본다. 히브리 이름과 페르시아 이름을 함께 가진 소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8 왕의 명령과 조서가 반포되자 처녀들이 수산 궁성 여인의 집으로 많이 모였다. 에스더도 궁으로 이끌려 가 여인의 집을 주관하는 헤개에게 맡겨졌다.

9 헤개가 에스더를 기뻐했다. 에스더가 그의 은혜를 입었다. 헤개가 빨리 그녀에게 필요한 것과 몫을 주었고, 왕궁에서 일곱 시녀를 뽑아 주었다. 에스더와 그녀의 시녀들을 여인의 집 가장 좋은 처소로 옮겨주었다.

10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 모르드개가 그녀에게 알리지 말라 했기 때문이었다.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숨겼다.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소수민족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의 위험을 모르드개는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이 나중에 폭발적인 무게를 가지게 된다. 4장에서 에스더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단할 때, 그것은 단순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감춰온 자신의 본질을 세상 앞에 내놓는 일이 된다.

11 모르드개가 날마다 여인의 집 뜰 앞을 오가며 에스더의 안부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고자 했다.





열두 달의 준비

12 처녀마다 차례를 기다려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다. 여인의 규례에 따라 열두 달이 차야 했다. 여섯 달은 몰약 기름을, 여섯 달은 향품과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로 단장하는 기간이었다.

13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여인의 집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14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후궁으로 돌아왔다. 후궁 담당 내시 사아스가스(Shaashgaz)에게 맡겨졌다. 왕이 그녀를 기뻐하여 이름을 지목하지 않으면 다시 왕 앞에 나오지 못했다.





에스더가 왕 앞에 서다

15 아비하일의 딸이며 모르드개의 삼촌의 딸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차례가 됐다. 에스더는 여인의 집을 주관하는 내시 헤개가 정해준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은혜를 입었다.

16 왕이 즉위한 지 제칠년 시월, 곧 데벳(Tebeth) 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갔다.

17 왕이 에스더를 모든 처녀보다 더 사랑했다. 그녀가 왕에게 모든 처녀보다 은총과 총애를 더 많이 입었다. 왕이 왕관을 에스더의 머리에 씌우고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았다.

18 왕이 모든 방백과 신하를 위해 에스더의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각 지방을 위해 휴일을 선포하고 왕의 예물을 왕후를 위해 내렸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행운인지 섭리인지, 본문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자리가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한 위치가 될 것임을 독자는 곧 알게 된다.





모르드개의 충성

19 두 번째로 처녀들을 모을 때, 모르드개가 왕의 대문에 앉아 있었다.

20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명대로 자기 종족과 민족을 아직 말하지 않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명령을 자기를 양육할 때와 같이 따랐다.

21 모르드개가 왕의 대문에 앉았을 때 왕의 내시인 빅다나(Bigthan)와 데레스(Teresh)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이 있어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알게 됐다.

22 모르드개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했다.

23 이것이 조사되어 사실로 확인되었다. 두 내시가 나무에 달렸다. 이 일이 왕 앞에서 왕조실록(Book of the Chronicles)에 기록되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작은 씨앗처럼 심겨진다. 기록된 충성심. 읽히지 않은 기록. 6장에서 잠 못 이룬 왕이 실록을 읽다가 바로 이 기록을 발견한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에스더서에서 우연은 없다.



다음 장 — 새 인물이 등장한다. 하만. 그리고 모르드개는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




에스더 3장 — 제비가 떨어진 달


하만

1 이 일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Agag) 사람 함므다다(Hammedatha)의 아들 하만(Haman)을 높여 그와 함께한 모든 방백 위에 앉혔다.

“아각 사람.” 두 단어가 에스더서 전체의 신학적 지층을 드러낸다. 아각은 아말렉 왕이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으나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 결정으로 왕위를 잃었다(사무엘상 15장). 그 아각의 후손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이인자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막아서는 자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모르드개다 — 사울의 혈통과 같은 지파, 같은 가문이다. 사무엘상의 미완성 과제가 에스더서에서 다시 열린다.

2 왕의 모든 신하가 대문에서 하만에게 꿇어 절했다. 왕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다.

3 대문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물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냐?”

4 날마다 그들이 말했으나 모르드개가 듣지 않았다. 모르드개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들이 하만에게 고하여 그 일을 보려 했다.

모르드개가 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문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는 단서만 준다. 유대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 혹은 아각 사람에 대한 역사적 적대감 —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오랜 원한 —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본문은 두 이유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5 하만이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분노로 가득 찼다.

6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렸다. 하만은 모르드개 한 사람만 치는 것을 거절했다. 아하수에로의 나라 안에 있는 모르드개의 민족 곧 모든 유대인을 멸하려 했다.





부르

7 아하수에로 왕 제십이년 정월, 곧 니산(Nisan) 월에 어떤 날과 어떤 달이 좋은지를 알기 위해 하만 앞에서 부르(Pur), 곧 제비를 뽑았다. 제비가 십이월, 곧 아달(Adar) 월에 떨어졌다.

부르(פּוּר, Pur)는 히브리어가 아니다. 아카드어 ’푸루(puru)’에서 온 말로 ’제비’나 ’주사위’를 뜻한다. 본문 자체도 이 단어가 외래어임을 괄호로 설명한다(9:24 참조). 1934년 이라크 아슈르 발굴에서 BC 9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점토 주사위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푸루’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제비를 뽑아 길일을 결정하는 것은 고대 근동 전역의 관습이었다. 하만은 가장 길한 날을 신탁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그 날이 아달월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 날은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된다. 이것이 부림절의 이름 ’부림(Purim)’의 기원이다.





왕의 도장

8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었다.

“왕의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다른 민족과 구별된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률이 다른 모든 민족의 법률과 다르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이 왕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9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들을 멸하라는 조서를 내리시고, 저는 은 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들의 손에 드려 왕의 금고에 넣겠습니다.”

은 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페르시아 제국의 연간 세수가 은 약 1만 4천 달란트였다. 하만이 제시한 액수는 제국 연간 수입의 3분의 2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하만이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 했는지 — 몰수한 유대인 재산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10 왕이 자기 손의 반지를 빼서 유대인의 원수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11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 은을 네게 주니 그 백성도 함께 처리하라.”

12 정월 십삼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불려와 하만이 명령하는 대로 왕의 각 지방 고관들과 각 민족의 방백들에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썼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13 조서를 역마들로 보내 왕의 모든 지방에 전하게 했다. 십이월 곧 아달월 십삼일 하루에 모든 유대인 — 젊은이와 늙은이, 어린 아이와 여인 — 을 멸절하고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는 명령이었다.

멸절·죽임·진멸 — 세 동사가 겹친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언어를 쌓는다. 이 과잉 표현이 칙령의 잔혹함을 부각한다. 같은 세 동사가 8장의 반대 칙령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유대인이 원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권리로 뒤집힌다.

14 각 지방에 포고문 사본이 법률로 공표되었다. 모든 민족이 그 날을 위해 준비하도록.

15 역마들이 왕명에 의해 급히 나갔다. 법령이 수산 궁성에도 반포되었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술을 마셨다. 수산 성은 혼란에 빠졌다.

“왕과 하만은 앉아서 술을 마셨다. 수산 성은 혼란에 빠졌다.” 이 두 문장은 나란히 놓인다. 권력자의 안락함과 그 아래의 공포가 같은 호흡 안에 있다. 에스더서가 날카로운 이유다.



다음 장 — 모르드개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통곡한다. 에스더에게 소식이 전해진다. 그리고 에스더는 결단해야 한다.




에스더 4장 — 죽으면 죽으리이다


베옷과 재

1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 크게 부르짖으며 통곡했다.

2 왕의 대문 앞까지 이르렀다.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왕의 대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들이 많았다.

굵은 베옷과 재는 고대 이스라엘의 극한 애도 표시였다. 욥기·예레미야·아모스에서 국가적 재앙 앞에서 반복되는 몸의 언어다. 왕의 대문에는 베옷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없었다 — 슬픔이 권력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이었다. 모르드개는 그 경계선 바로 앞에 섰다.





에스더에게 전갈이 왔다

4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그녀에게 알렸다.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모르드개에게 입힐 옷을 보냈다. 베옷을 벗기려 했다. 모르드개가 받지 않았다.

5 에스더가 왕이 그녀를 위해 임명한 내시 하닥(Hathach)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보내며 무슨 일인지 어찌 된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6 하닥이 왕의 대문 앞 성 안 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나아갔다.

7 모르드개가 자기가 당한 모든 것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내겠다고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알렸다.

8 수산에 반포된 조서 사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이게 했다. 왕에게 나아가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 민족을 위해 탄원하라는 명령을 에스더에게 전하게 했다.





에스더의 대답

9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개의 말을 에스더에게 아뢰었다.

10 에스더가 하닥에게 모르드개에게 전하라고 명했다.

11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르심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는 자는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오직 왕이 금 홀을 내밀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삼십 일 동안 왕에게 부르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 홀(golden scepter)을 내미는 것은 왕의 특별한 허가였다. 부르지 않은 자가 왕에게 나아가면 즉시 처형 — 이 법은 과장이 아니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왕실 접근에 관한 유사한 규칙을 기록하고 있다.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접근이 금지된다.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현실적 위험이었다.





모르드개의 대답

12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니

13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대답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14 네가 이때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의 구원은 다른 데서 일어나겠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이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이 문장에 섭리의 논리가 담겨 있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의 왕위를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그 자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신학적 단언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으로.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다. 그러나 에스더를 움직인 것은 바로 이 질문이었다.





에스더의 결단

15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대답했다.

16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나서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וְכַאֲשֶׁר אָבַדְתִּי אָבָדְתִּי).” 히브리어 원문은 더 단호하다. 직역하면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이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강조 구문이다. 이 여섯 음절이 에스더 전체의 무게 중심이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다. 두려움을 알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에스더서에서 유일하게 영웅의 언어가 울리는 순간이다.

17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다음 장 — 삼 일 후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선다. 왕이 홀을 내밀었다. 에스더는 잔치를 청한다.




에스더 5장 — 잔치와 처형대


안뜰에 선 에스더

1 삼 일째 되던 날 에스더가 왕후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섰다. 왕궁을 마주 보는 자리였다. 왕은 왕궁 안에서 왕궁 문을 향하여 자기 왕좌에 앉아 있었다.

2 왕이 왕후 에스더가 안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에스더가 은혜를 입었다.

왕이 손에 든 금 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에스더가 가까이 나아가 그 홀 끝을 만졌다.

금 홀을 내밀었다. 죽지 않는다. 이 짧은 순간에 에스더서의 축이 돌아선다. 삼 일의 금식, “죽으면 죽으리이다”의 결단, 모든 것이 이 한 장면으로 수렴된다. 본문은 감정을 설명하지 않는다. 행동만 기술한다. “왕이 홀을 내밀었다.” 독자가 그 의미를 느끼도록 그냥 두는 것이다.

3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다.

“왕후 에스더여,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4 에스더가 말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오늘 내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첫 잔치

5 왕이 말했다.

“하만을 빨리 불러와 에스더의 말대로 하라.”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왔다.

6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무슨 간청이 있느냐? 허락하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다.”

7 에스더가 대답했다.

“내 간청과 요구가 있습니다.

8 왕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간청을 들어주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왕을 위해 마련한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내일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두 번이나 잔치에 초대하며 정작 요구를 미룬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에스더의 심리적 전략으로 본다. 왕의 호기심을 극대화하여 결정적 순간에 응낙을 확실히 하는 것. 혹은 두 사람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하만을 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본문은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에스더의 내면은 독자의 몫이다.





하만의 기쁨과 분노

9 하만이 그날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 나갔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대문에 있는 것을 보았다. 모르드개가 일어나지도 않고 동요하지도 않았다.

하만이 모르드개로 인해 분노로 가득 찼다.

10 그러나 하만이 자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Zeresh)를 불렀다.

11 하만이 자기 영화의 부함과 아들들이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여 방백들과 신하들 위에 두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말했다.

12 “또 왕후 에스더가 자기가 베푼 잔치에 나 외에는 아무도 왕과 함께 오게 하지 않았고, 내일도 왕과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13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개가 왕의 대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14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말했다.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만들게 하고 내일 아침 왕에게 모르드개를 거기 달도록 청하세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왕과 함께 잔치에 가세요.”

하만이 이 말을 좋게 여겨 나무를 만들게 했다.

오십 규빗은 약 22미터다. 7층 건물 높이에 해당한다. 성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만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이 숫자가 말해준다. 그런데 그 나무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지, 독자는 이미 짐작한다.



다음 장 — 그 날 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




에스더 6장 — 잠 못 이룬 밤


왕이 잠들지 못했다

1 그 날 밤 왕이 잠들지 못했다.

왕이 명하여 역사서를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2 모르드개가 왕의 내시 빅다나(Bigthan)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 한 음모를 고발한 일이 기록된 것을 발견했다.

3 왕이 물었다.

“이 일로 모르드개에게 어떤 존귀와 은혜를 베풀었느냐?”

신하들이 대답했다.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에스더서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왕이 잠들지 못했다. 역사서를 읽게 했다. 하필 그 밤에, 하필 그 기록이 읽혔다.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이 책에서 섭리는 이런 모습으로 일한다 — 한 인간의 잠 못 이룸으로.





하만이 뜰에 들어서다

4 왕이 물었다.

“뜰에 누가 있느냐?”

하만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기를 왕에게 청하러 왕궁 바깥뜰에 들어서고 있었다.

5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들어오게 하라.”

6 하만이 들어왔다. 왕이 하만에게 물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속으로 생각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자가 나 말고 누구겠는가.’

7 하만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8 왕이 입으시던 왕복과 왕이 타시던 말을 가져오게 하시고, 왕의 머리에 쓰시던 왕관을 그 말의 머리에 씌우소서.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가장 어진 방백 하나의 손에 맡기어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그것을 입히고 그 말을 태워 성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외치게 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하소서.”





반전

10 왕이 하만에게 말했다.

“빨리 가서 네 말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문에 앉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그렇게 하라. 네가 말한 것 중에 하나도 빠뜨리지 말라.”

11 하만이 왕복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 성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외쳤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 순간의 아이러니가 에스더서의 핵심이다. 하만이 자신을 위한 영광을 설계했고, 그 설계를 그의 원수를 위해 직접 실행해야 했다. 에스더서는 이 반전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 하만이 파놓은 함정에 하만이 빠진다. 나무는 하만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영광의 행렬은 그가 죽이려 했던 자를 위한 것이 된다.





하만의 귀환

12 모르드개가 왕의 대문으로 돌아왔다.

하만은 급히 집으로 와서 머리를 가리고 슬퍼했다.

13 하만이 자기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말했다.

그의 지혜로운 자들과 아내 세레스가 하만에게 말했다.

“모르드개가 유대 민족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복하기 시작했으니 반드시 그에게 패할 것이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14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로 급히 갔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처음에는 모르드개를 죽이라고 권했다. 이제 영광의 행렬이 끝나고 나자 말이 달라진다. “반드시 패할 것이다.” 같은 사람들이 형세가 바뀌자 태도를 바꿨다. 에스더서 안에서 하만을 밀어 올린 사람들이 그를 낮추는 예언자가 된다.



다음 장 — 둘째 잔치. 에스더가 마침내 청원을 밝힌다.




에스더 7장 — 이 악한 하만이로소이다


둘째 잔치

1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더와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

2 둘째 날에도 포도주를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물었다.

“왕후 에스더여, 무슨 소원이 있느냐? 다 들어주겠다. 무슨 요구가 있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어주겠다.”





에스더의 청원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이여,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간청대로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내 소원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요, 내 요구는 내 민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4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임을 당하고 진멸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종과 여종으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은 왕의 손실에 비할 바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원수는 왕에게도 해롭습니다.”

에스더는 청원의 언어를 정확히 계산했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같이 묶는다. 왕이 사랑하는 왕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동시에 “이 원수는 왕에게도 해롭습니다”라고 덧붙여, 왕의 이익에도 연결한다. 감정과 실리를 동시에 겨냥하는 말이었다.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다

5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물었다.

“그가 누구냐? 감히 이런 생각을 품은 자가 어디 있느냐?”

6 에스더가 말했다.

“원수, 이 악한 자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떨었다.

7 왕이 크게 노하여 포도주 마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동산으로 나갔다.

하만이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려고 일어섰다. 왕이 이미 자기에게 화를 결정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8 왕이 왕궁 동산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 있었다.

왕이 말했다.

“그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범하려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 하만의 얼굴이 덮였다.

하만이 살려달라고 에스더의 걸상에 엎드렸다. 돌아온 왕의 눈에는 왕비를 해치려는 것으로 보였다. 상황의 역설이다. 하만의 목숨을 구하려는 행동이 그의 처형을 확정시켰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은 자신의 행동마다 스스로를 더 깊은 함정으로 몰아간다.





처형

9 왕을 모시는 신하 중에 하르보나(Harbona)가 말했다.

“하만이 왕에게 은혜를 갚은 모르드개를 위해 높이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만들어 자기 집 뜰에 세워두었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 나무에 하만을 달라.”

10 그들이 모르드개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

그제야 왕의 노가 풀렸다.

“모르드개를 달려고 준비한 나무에 하만을 달았다.” 에스더서의 반전 구조가 여기서 완성된다. 파는 자가 파인 구덩이에 빠진다는 지혜서의 패턴(잠언 26:27, 전도서 10:8)이 이야기로 구현된다. 하만이 설계한 영광은 모르드개에게 돌아가고, 하만이 준비한 나무는 하만의 것이 된다. 에스더서는 이 대칭을 즐긴다.



다음 장 — 하만은 죽었지만 칙령은 살아 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은 아직 제국 전역에 살아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선다.




에스더 8장 — 새 칙령이 달려나갔다


하만의 것들

1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왔다.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자기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왕에게 말했기 때문이었다.

2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개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개를 하만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왕의 인장 반지 — 이것으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발행할 수 있었다. 3장에서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준 것이 유대인 학살 칙령의 시작이었다. 이제 같은 반지가 모르드개에게 넘어간다. 권력의 상징이 손을 바꿨다.





에스더의 두 번째 청원

3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엎드려 울며 간청했다. 왕에게 아각 사람 하만의 악한 꾀와 그가 유대인에게 도모한 것을 거두어 달라고.

4 왕이 에스더에게 금 홀을 내밀었다.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섰다.

5 에스더가 말했다.

“왕이 좋게 여기시고 내가 왕의 은혜를 입었고 이것이 왕 앞에 옳게 여겨지며 왕이 나를 기쁘게 보신다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을 멸하려고 꾀한 조서를 거두는 조서를 써 주십시오.

6 내 민족에게 닥치는 재앙을 차마 볼 수 없습니다. 내 동족의 멸망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7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말했다.

“내가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만은 나무에 달았다. 그는 유대인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었다.

8 너희가 보기에 좋을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라.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것은 누구도 폐할 수 없다.”

왕은 하만의 칙령을 직접 취소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페르시아와 메대의 법은 변개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대신 유대인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새 칙령을 발행하는 것을 허락한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싸울 무기를 쥐여준 것이다. 이 해결 방식이 9장의 전투로 이어진다.





새 조서

9 그때 삼월, 곧 시완(Sivan) 월 이십삼일이었다. 왕의 서기관들이 불려왔다. 유대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르드개가 시키는 대로 썼다.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백이십칠 지방의 방백들과 고관들과 관원들에게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대인의 문자와 언어로 썼다.

10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다. 역마들을 보내되 왕의 마구간에서 기르는 준마들을 탄 자들로 보냈다.

11 왕이 각 성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들을 치려 하는 각 민족과 지방의 군사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멸절하되 어린 아이와 여인까지 하고 그 재산을 빼앗게 했다.

준마를 탄 역마 —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의 우편 제도를 이렇게 묘사했다. “비도 눈도 더위도 어둠도 이 전령들이 각자의 구간을 최대한 빨리 완주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 묘사가 미국 우체국의 비공식 슬로건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제국 전역에 칙령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에스더서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장치다.

12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십이월 십삼일 하루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





수산의 기쁨

13 각 지방에서 포고문 사본이 법령으로 공표되었다. 유대인들이 원수에게 보복할 준비를 하게 하려 함이었다.

14 역마들이 왕의 명령에 몰려 급히 나갔다. 그 조서가 수산 궁성에도 반포되었다.

15 모르드개가 청색과 흰색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세마포와 자줏빛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왔다.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짖었다.

16 유대인에게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었다.

17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르는 각 지방, 각 성에서 유대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이 땅의 많은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다.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다.” 형세가 역전된 순간의 반응이다. 하만의 칙령이 반포됐을 때 수산은 혼란에 빠졌다. 이제 새 칙령이 나오자 유대인의 편에 서려는 자들이 생겨난다. 권력의 이동을 읽는 사람들이었다. 에스더서는 이 현실을 냉정하게 기록한다 — 판단 없이.



다음 장 — 아달월 십삼일, 칙령이 실행되는 날이 왔다.




에스더 9장 — 부림절이 세워지다


아달월 십삼일

1 열두째 달, 곧 아달월 십삼일에 두 조서가 부딪혔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었다. 유대인의 원수들이 유대인을 이기기를 바랐으나, 반대로 유대인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기게 되었다.

2 유대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성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쳐 죽이려 했다. 그 무리 앞에 능히 설 자가 없었다. 모든 민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3 각 지방의 모든 관원과 고관들과 방백들과 왕의 업무를 주관하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유대인을 도왔다.

4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점점 더 높아졌다.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적의 칙령과 유대인의 칙령이 같은 날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권력의 무게가 달랐다. 하만의 지지자들은 사라졌고, 모르드개의 명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원들은 살아남을 편을 선택했다. 에스더서는 이 현실 정치의 이동을 담담하게 기록한다.





수산의 전투

5 유대인이 칼로 모든 원수들을 쳐 죽이고 진멸하여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했다.

6 수산 궁성에서 유대인이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7 또 하만의 열 아들 바산다다(Parshandatha), 달본(Dalphon), 아스바다(Aspatha), 보라다(Poratha), 아달리야(Adalia), 아리다다(Aridatha), 바마스다(Parmashta), 아리새(Arisai), 아리다이(Aridai), 왜사다(Vaizatha)를 죽였으나

8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재산에 손대지 않은 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이다. 하만의 칙령은 유대인의 재산 탈취를 허용했다(3:13). 유대인의 반격 칙령도 원수의 재산 탈취를 허용했다(8:11). 그러나 유대인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9장에서 세 번 반복된다(9:10, 9:15, 9:16). 이 절제가 이 싸움이 생존을 위한 것이지 약탈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에스더의 추가 청원

11 수산 궁성에서 죽인 자의 수가 왕 앞에 보고되었다.

12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했다.

“유대인들이 수산 궁성에서만 오백 명과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는데, 나머지 왕의 지방들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무슨 간청이 더 있느냐? 다 들어주겠다. 무슨 요구가 더 있느냐? 허락하겠다.”

13 에스더가 말했다.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 유대인에게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여 주소서.”

14 왕이 그대로 하도록 명령했다. 조서가 수산에 반포되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달렸다.

15 수산 유대인들이 아달월 십사일에도 모여 수산에서 삼백 명을 죽였으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두 날의 기억

16 왕의 각 지방의 다른 유대인들도 모여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원수들에게서 안식을 얻었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죽였으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17 아달월 십삼일에 그렇게 하고 십사일에 쉬며 그날을 잔치와 즐거운 날로 삼았다.

18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은 십삼일과 십사일에 모였고, 십오일에 쉬며 그날을 잔치와 즐거운 날로 삼았다.

19 그러므로 성벽 없는 고을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십사일을 즐거움과 잔치의 날로, 서로 예물을 나누는 좋은 날로 삼았다.





부림절

20 모르드개가 이 일들을 기록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문서를 보냈다.

21 해마다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기리게 하려 함이었다.

22 이 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애통이 좋은 날로 바뀌었다. 이 날에 잔치하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했다.

부림절(פּוּרִים, Purim)은 유대 절기 중 가장 즐거운 날이다. 아달월(양력 2-3월) 14-15일에 지킨다. 에스더 두루마리(메길라)를 낭독하고,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소리를 내 지운다. 가면극을 공연하고,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준다. 제비(부르)에서 시작한 이름이지만, 부림절은 그 제비를 이긴 이야기를 기념한다.

23 유대인들이 이미 시작한 것을 지키기로 하고 모르드개가 그들에게 쓴 대로 했다.

24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유대인의 원수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계략을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죽이고 멸하려 했으나

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왕이 조서를 내리어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하만과 그 아들들을 나무에 달게 했다.

26 이러므로 사람들이 ’부르’라는 말을 따라서 이 두 날을 부림(Purim)이라 하였다.

모든 이 편지의 내용으로, 자기들이 직접 본 것과 당한 일로 인하여

27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연합한 모든 자들에 대하여 작정하여 이 두 날을 거르거나 잊지 않고 해마다 지키기로 했다.

28 각 지방, 각 성, 각 가문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억하여 지키기로 했다. 부림일이 유대인 중에서 없어지지 않고 그들의 후손 중에서도 기억이 끊어지지 않도록.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확인

29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개가 권위를 가지고 이 부림의 편지를 확증하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30 평화롭고 진실한 말로 된 편지가 아하수에로의 나라 백이십칠 지방 모든 유대인에게 보내졌다.

31 유대인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지정한 대로, 그리고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을 위해 금식과 부르짖음에 관한 작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 부림일을 정한 때에 지키게 하려 했다.

32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에 관한 이 일들을 확정했다. 그것이 책에 기록되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사해사본에서도 에스더만 발견되지 않았다. 마틴 루터도 이 책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는 이 책을 가장 열정적으로 낭독하는 절기 — 부림절을 만들었다. 정경 논쟁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은 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 — 모르드개의 위대함과 에스더서의 마지막.




에스더 10장 — 유대인들의 안식


아하수에로의 부역

1 아하수에로 왕이 그 지방과 바다 섬에 세금을 부과했다.

짧은 한 문장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에스더서를 세계사의 맥락에 다시 놓는다. 아하수에로 — 크세르크세스 1세 — 는 BC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에게 대패했다. 그리스 원정의 꿈은 접혔다. 이후 그는 제국 내부의 행정과 세수 확보에 집중했다.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크세르크세스의 말년은 쓸쓸하다. 정복 전쟁에서 물러난 왕이 궁정 음모에 시달리다 BC 465년 암살된다. 에스더서는 그 제국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유대 공동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마지막 장에서 제국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닫는다.

2 그의 능력 있는 모든 일과 모르드개를 크게 존귀하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에스더서 저자가 독자에게 묻는다. 6장에서 왕의 실록이 잠 못 이룬 밤에 읽혔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다. 이제 에스더서는 그 역사의 연장 — 모르드개의 업적이 기록된 책 — 을 언급하며 자신도 그 기록의 일부임을 주장한다. 역사와 이야기가 같은 몸짓으로 닫힌다.





모르드개

3 유대인 모르드개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되었다. 유대인 중에서 크게 되었고, 수많은 형제들에게 지지를 받았다.

그는 자기 민족의 복을 구하고 모든 자손에게 평화를 전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문장이 모르드개로 끝난다. 에스더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책이지만, 닫는 문장은 모르드개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 에스더는 왕의 내실에서, 모르드개는 왕의 대문에서. 에스더가 없었으면 모르드개가 기획한 것도 실행되지 못했고, 모르드개가 없었으면 에스더는 결단의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자기 민족의 복을 구하고.” 모르드개의 마지막 수식어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다. 왕 다음의 자리에 앉은 자가 자기 민족의 복을 구했다는 것 — 에스더서가 그를 기억하는 방식이 여기에 있다.





에스더서를 닫으며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 “야훼”도 “엘로힘”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구약 전체에서 유일하다. 사해사본에서도 에스더만 발견되지 않았다. 마틴 루터는 이 책이 정경에 속하는지 회의적이었다. 그럼에도 유대 공동체는 이 책을 가장 열정적으로 낭독하는 절기를 만들었다 — 부림절. 하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소리를 내어 지운다. 기쁨과 술과 가면극과 음식 나눔. 경전 중에서 가장 소란스럽게 읽히는 책이다.

에스더서 추가본 — 70인역(LXX) 그리스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6개 단락이 추가되어 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기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의 확장, 하만과 아하수에로의 조서 원문 등이 포함된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이 추가본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개신교는 외경으로 분류한다. 추가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다른 전통들이 같은 이야기에서 다른 것을 보충하고자 했던 흔적이다.

잠 못 이룬 왕, 우연히 읽힌 실록, 때를 맞춘 잔치, 하만의 나무. 이 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지만,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묻게 된다 —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는가. 에스더서는 그 질문을 독자에게 돌려주고, 스스로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이 책의 언어다.

왕비가 오지 않은 날로 시작한 이야기가 한 소녀가 민족을 살린 이야기로 끝난다. 부림절은 그 이야기를 해마다 다시 산다.


[image: 욥기 표지]








욥기

아무 죄 없이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 — 고난 앞의 가장 정직한 책.




욥기 조망

욥기는 의로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은 채 친구 셋과 청년 엘리후, 그리고 마지막에 회오리바람의 하나님과 차례로 대화하는 시 형식의 책이다. ’인과응보’라는 통념을 가장 격렬하게 흔드는 책. 답을 주지 않고 더 큰 질문으로 응답하는 결말 — 그러나 욥은 회복된다.


1부 · 재앙 (1~3장)

사탄의 시험, 모든 것의 상실



2부 · 친구들과의 변론 (4~31장)

엘리바스·빌닷·소발 세 차례



3부 · 엘리후 (32~37장)

젊은 청년의 새 관점



4부 · 회오리바람과 회복 (38~42장)

야훼의 응답, 욥의 두 배




욥기 1장 — 온전한 사람의 무너짐


우스 땅의 사람

1 우스(Uz · ㉸ 우츠) 땅에 욥(Job)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온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악을 피했다.

우스(Uz)의 위치는 알 수 없다. 에돔 동쪽, 혹은 아람 남부로 추정한다.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은 욥기의 성격을 결정한다 — 이 이야기는 어느 민족의 것도 아니고, 모든 민족의 것이다. 지혜 문학은 언제나 국경을 넘는다.

2 그에게 아들 일곱, 딸 셋이 있었다.

3 그의 재산은 양 칠천, 낙타 삼천, 소 오백 겨리, 암나귀 오백 마리였다. 종도 매우 많았다. 그는 동방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부의 척도가 가축이고, 아버지가 직접 자녀를 위해 제사를 드린다. 이 두 가지 풍습은 족장 시대(BC 2000~1500년경)의 사회상과 맞닿는다. 욥기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 번도 밝히지 않는다.





아들들의 잔치, 아버지의 제사

4 그 아들들이 돌아가며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누이 셋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함께 먹고 마시게 했다.

5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별하게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욥이 생각했다.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

욥은 이 일을 항상 그렇게 했다.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을지” — 욥의 신앙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을 향해 있다. 잔치 자리에서 입 밖에 내지 않은 생각까지 염려한다. 욥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한다. 이 장면은 이후 하나님이 욥을 “온전하다”고 부르는 근거가 된다.





하늘의 회의

6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Yahweh) 앞에 서러 왔다.

사탄(הַשָּׂטָן — 그 고소자)도 그들 가운데 섞여 왔다.

사탄(הַשָּׂטָן)에는 정관사 ‘하(ה)’가 붙어 있다. ’그 고소자’, ’그 대적자’라는 뜻의 직책명이다. 욥기 1-2장의 사탄은 인격적 악마라기보다 천상 회의에서 고소 역할을 맡은 존재로 묘사된다. 인격적 악마로서의 사탄은 구약의 역대상 21장, 스가랴 3장 등에서 발전하고, 신약에서 더 또렷해진다. 욥기의 사탄은 여호와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7 여호와가 사탄에게 물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왔습니다.”

8 여호와가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땅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다.”

9 사탄이 대답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10 당신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재산이 땅에서 넘칩니다.

11 이제 손을 내밀어 그의 모든 것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반드시 당신 앞에서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12 여호와가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손에 있다. 다만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까닭 없이” — 사탄의 질문은 날카롭다. 욥의 신앙이 복을 받기 위한 거래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묻는다. 욥기 전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욥이 아닌, 욥의 온몸으로 나온다.





네 번의 비보

13 하루는 욥의 아들딸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14 전령이 욥에게 왔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는데,

15 스바(Sheba) 사람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빼앗아 갔습니다. 종들을 칼로 쳤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알립니다.”

16 그가 말하는 동안 다른 전령이 왔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알립니다.”

17 그가 말하는 동안 또 다른 전령이 왔다.

“갈대아(Chaldea · ㉸ 칼데아) 사람 세 무리가 낙타들을 덮쳐서 빼앗아 갔습니다. 종들을 칼로 쳤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알립니다.”

18 그가 말하는 동안 또 다른 전령이 왔다.

“주인님의 아들딸들이 큰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19 광야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집 네 모퉁이를 쳤습니다.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저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알립니다.”

네 번의 전령이 연이어 달려온다. 각 전령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음 전령이 온다. 성경은 이 장면을 빠른 박자로 서술한다. 시간도 없고, 숨 쉴 틈도 없다. 재산, 재산, 재산, 그리고 자식들. 순서가 의도적이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20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 머리를 밀었다.

땅에 엎드렸다.

예배했다.

21 욥이 말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거기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22 이 모든 일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어리석음을 돌리지 않았다.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것은 고대 근동의 애도 의식이다. 욥은 무너지면서도 예배한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가져가셨습니다” — 이 한 문장이 욥기 1장 전체의 무게를 받친다. 주신 분과 가져가신 분이 같다. 그 사실 하나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다음 장 — 하늘의 회의가 다시 열린다. 이번에는 욥의 몸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다.




욥기 2장 — 재 위에 앉아


두 번째 회의

1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러 왔다.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섞여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2 여호와가 사탄에게 물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왔습니다.”

3 여호와가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땅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지만, 그는 아직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4 사탄이 대답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칩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5 이제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반드시 당신 앞에서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6 여호와가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네 손에 있다. 다만 그의 목숨은 보전하라.”

“가죽으로 가죽을” — 고대 상거래 관용어로 추정한다. ’가진 것을 다 주고서라도 더 가진 것을 지킨다’는 뜻이다. 사탄의 논리는 이렇다: 욥이 재산을 잃고도 버틴 것은 목숨이 아직 있기 때문이라는 것. 고통이 살갗에 와 닿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욥기는 이 논리를 검증한다.





종기

7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갔다.

욥을 쳐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했다.

8 욥은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

9 욥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아직도 온전함을 지키려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10 욥이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는데, 나쁜 것은 받지 못하겠소?”

이 모든 일에서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의 아내는 욥기에서 딱 두 문장만 말한다. 그 말이 혹독하다. 그러나 그녀도 모든 것을 잃었다 — 재산, 자식들, 그리고 지금 남편의 건강. 욥의 아내를 단순히 나쁜 역할로 읽기보다는, 절망의 언어를 말하는 한 사람으로 읽는 해석도 있다. 욥기는 그녀의 내면을 설명하지 않는다.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 1장 22절의 “범죄하지 않았다”와 다르다. 1장은 무조건적 진술이고, 2장은 “입술로”라는 단서가 붙는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끓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는 학자들이 있다. 욥의 3장 탄식이 그것을 확인한다.





세 친구가 온다

11 욥의 세 친구가 이 모든 재앙의 소식을 들었다.

데만(Teman) 사람 엘리바스(Eliphaz · ㉸ 엘리파즈), 수아(Shuah) 사람 빌닷(Bildad), 나아마(Naamah) 사람 소발(Zophar · ㉸ 초파르)이었다.

그들이 각자의 곳에서 와서 만났다.

함께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러 갔다.

12 그들이 눈을 들어 욥을 멀리서 보았는데, 알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각자 자기 겉옷을 찢었다.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 자신들의 머리에 뿌렸다.

13 그들이 칠 일 칠 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욥의 고통이 매우 심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 친구의 출신지는 모두 에돔 지역 또는 그 인근으로 추정한다. 데만은 에돔의 지역명이고, 수아와 나아마도 아라비아 반도 북서쪽에 위치한 것으로 본다. 이 친구들은 나중에 신학적 악당이 되지만, 처음 도착했을 때의 행동은 위로의 모범이었다 — 말하지 않고 곁에 있는 것.

칠 일 칠 야 — 고대 애도 기간이다. 창세기 50장 10절에서 야곱의 죽음을 위한 애도가 칠 일이었다. 이 침묵은 욥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다. 세 친구가 나쁜 친구가 되는 것은 입을 열었을 때부터다.

다음 장 — 침묵이 깨진다. 욥이 먼저 입을 연다. 그 첫 마디는 찬양이 아니라 저주다.




욥기 3장 — 차라리 없었더라면


침묵이 깨지다

1 그 뒤에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다.





욥의 탄식 — 태어난 날을

2 욥이 말했다.

3 “내가 태어난 날이 사라져라. ’사내아이를 잉태했다’고 한 밤도 사라져라.

4 그 날이 어둠이 되어라.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시고, 빛이 그 날을 비추지 마라.

5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가져가라. 구름이 그 날 위에 자리 잡아라. 낮을 어둡게 하는 것이 그 날을 두렵게 해라.

6 그 밤 — 흑암이 그 밤을 차지해라. 한 해의 날들에 끼지 마라. 달의 수에 들지 마라.

7 그 밤이 쓸쓸해라. 기쁨의 소리가 그 밤에 들리지 마라.

8 날을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Leviathan · ㉸ 레비아탄)을 일으키는 자들이 그 날을 저주해라.

9 그 밤의 별들이 어두워라. 그 밤이 빛을 기다려도 빛이 없어라. 새벽의 눈꺼풀을 보지 못해라.”

리워야단 — 바다의 혼돈 괴물. 가나안 신화의 뱀 신 로탄(Lotan)과 연관된다. 히브리 시에서 리워야단은 원초적 혼돈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여기서는 날을 저주하는 신화적 존재로 소환된다. 욥이 저주를 부르는 방식 자체가 고대 근동의 저주 언어다.





왜 나를 살려두었는가

10 “그 밤이 내가 태어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내 눈에서 고통을 가려주지 않았다.

11 내가 왜 태에서 나오다가 죽지 않았는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숨을 거두지 않았는가?

12 왜 무릎이 나를 받았는가? 왜 젖이 나를 먹였는가?

13 그랬더라면 지금 나는 누워 있었을 것이다. 쉬고 있었을 것이다.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14 스스로를 위해 황무지를 다시 세운 세상의 왕들과 상담자들과 함께.

15 금을 가진, 은으로 자기 집을 채운 통치자들과 함께.

16 아니면 숨겨진 유산처럼, 빛을 보지 못한 채 쓰러진 아이들처럼 되었을 것이다.

17 거기서는 악인이 소란을 피우지 못한다. 지친 자가 안식을 얻는다.

18 거기서는 갇힌 자들이 함께 쉰다. 감독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19 거기에는 작은 자도, 큰 자도 있다. 종은 그 주인에게서 자유롭다.”

욥의 탄식은 저주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이 미묘한 차이가 욥기 전체를 관통한다. 욥은 고통받는다. 하나님께 따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사탄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이다.





왜 빛이 주어지는가

20 “왜 고통받는 자에게 빛을 주는가? 쓴 영혼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주는가?

21 그들은 죽음을 기다린다. 파묻힌 보물보다 더 기다린다. 무덤을 찾아낼 때 기뻐한다.

22 그들은 높은 무덤에 이르러 기뻐한다.

23 그 길이 숨겨진 사람에게 왜 빛을 주는가? 하나님이 울타리로 막아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울타리로 막아선” — 1장 10절에서 사탄이 “당신이 그에게 울타리를 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던 말을 욥이 뒤집는다. 같은 단어, 다른 방향.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가두는 울타리.

24 “내 탄식이 내 밥이 되었다. 내 신음이 물처럼 쏟아진다.

25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왔다.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

26 나는 평온하지 않다. 쉬지도 못한다. 안식도 없다. 그저 혼란만 온다.”

3장은 욥기의 대화가 시작되는 문이다. 욥기는 산문(1-2장)으로 시작하여 갑자기 시(詩)로 전환한다. 히브리 원문은 이 장부터 운율과 평행 구조를 가진 시편처럼 읽힌다. 욥의 탄식은 예레미야의 탄식(예레미야 20:14-18)과 거의 같은 표현을 쓴다 —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아라.” 두 사람 모두 같은 심연에서 같은 말을 꺼냈다.

다음 장 — 침묵을 지키던 엘리바스가 입을 연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한다. 죄가 없는 자가 망한 적 있느냐고.




욥기 4장 — 죄 없는 자가 망한 적 있는가


엘리바스가 입을 열다

1 데만(Teman) 사람 엘리바스(Eliphaz · ㉸ 엘리파즈)가 대답했다.

2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이 괴로워하겠지요? 하지만 누가 말을 삼갈 수 있겠습니까?

3 당신은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힘없는 손을 강하게 했습니다.

4 넘어지는 사람을 말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이 꺾인 사람을 굳게 했습니다.

5 그런데 지금 당신에게 닥치니 힘이 빠집니까? 당신에게 닿으니 당신이 놀랍니까?

6 당신의 두려움이 당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당신의 온전함이 당신의 소망이 아니었습니까?”

엘리바스의 첫 말은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부드럽다. 그는 욥의 공로를 먼저 인정한다. 가르쳤고, 세워주었고, 굳게 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를 꺼낸다. 욥기에서 ’그런데’는 언제나 칼이다.





죄 없는 자가 망한 적 있는가

7 “생각해보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적이 있습니까? 올바른 사람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8 내가 본 바로는, 악을 갈고 해를 뿌리는 자는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9 하나님의 숨결로 그들이 망하고, 그의 콧김으로 그들이 사라집니다.

10 사자의 울음과 무서운 사자의 소리도,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집니다.

11 늙은 사자는 먹이가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흩어집니다.”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신학은 단순하고 강력하다. 세상은 인과응보로 돌아간다. 망하는 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기도 하다.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엘리바스는 이 공식을 욥에게 들이댄다. 욥기 전체는 이 공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밤중의 환상

12 “이제 말이 내게 은밀히 전해졌습니다. 내 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3 밤중의 생각들 가운데, 사람들이 깊이 잠들 때 오는 환상들 가운데,

1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했습니다. 내 뼈들이 모두 떨었습니다.

15 영이 내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내 몸의 털들이 곤두섰습니다.

16 그것이 섰는데, 내가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체 없는 것이 내 눈 앞에 있었습니다. 고요함과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을 신적 계시에서 끌어온다. 밤의 환상. 떨리는 몸. 알 수 없는 형체. 그 음성이 다음에 오는 말을 뒷받침한다. 이것이 수사학적으로 매우 강력한 전략이다 — 자신의 신학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처럼 포장한다.

17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그를 만드신 분보다 깨끗하겠습니까?

18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도 믿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에게서도 허물을 찾으십니다.

19 하물며 흙으로 된 집에 살고, 먼지 안에 기초를 둔 사람들이겠습니까? 나방보다 더 빨리 부서집니다.

20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서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채 영원히 사라집니다.

21 그들의 장막 줄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혜도 없이 죽습니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3단계다. 첫째, 하나님은 완전하다. 둘째, 사람은 불완전하다. 셋째, 따라서 욥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다. 이것은 틀린 논리는 아니지만 —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 결론이 틀렸다. 일반 원칙이 욥의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욥기는 바로 이 지점을 파헤친다.

다음 장 — 엘리바스의 말은 5장에서 계속된다. 그는 욥에게 권고한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그분이 상처를 싸매신다.




욥기 5장 — 하나님께 호소하라


미련한 자의 종말

1 “이제 불러보십시오. 응답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들 중 누구에게 돌아서겠습니까?

2 진실로 분함이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심이 미련한 자를 멸합니다.

3 나는 어리석은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처에 즉시 저주를 말했습니다.

4 그의 자녀들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성문에서 압제를 받아도 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5 그의 추수를 굶주린 자가 먹습니다. 가시 울타리 너머서도 빼앗아 갑니다. 올무가 그들의 재산을 삼킵니다.

6 진실로 악은 티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은 땅에서 싹트지 않습니다.

7 그러나 사람은 고통을 위해 태어납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오르듯이.”

“불꽃이 위로 날아오르듯이” — 히브리어로는 ’레세프(rešep)의 아들들’이다. 레세프는 가나안의 불과 역병의 신으로, 여기서는 불꽃 또는 불새를 뜻한다. 고난이 자연스럽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향해 올라간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8 “그러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기이한 일들 — 숫자도 없습니다.

10 비를 땅 위에 내려주시고, 들에 물을 보내시는 분.

11 낮은 자를 높이 올리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구원으로 들어 올리시는 분.

12 교활한 자들의 계획을 깨뜨리십니다. 그들의 손이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13 지혜 있는 자들을 그들의 교활함으로 잡으십니다. 꼬인 자들의 계획이 빨리 끝납니다.

14 대낮에도 어둠을 만납니다. 정오에도 밤중처럼 더듬습니다.

15 그분이 그들의 칼에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강한 자의 손에서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16 그러니 가난한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가 입을 다뭅니다.”

엘리바스의 권고는 좋은 신학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다. 교활한 자를 막으신다. 이것은 참이다. 그러나 이 참된 신학이 욥의 지금 상황에 적용되는 방식이 문제다. 욥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다. 욥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었다. 엘리바스는 전제를 잘못 놓고 올바른 결론을 말한다.





훈계를 받으라

17 “보십시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능자의 훈계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18 그분이 상처를 내시지만 싸매주십니다. 치시지만 그분의 손이 고쳐줍니다.

19 여섯 번의 환난에서 당신을 건지실 것입니다. 일곱 번도 악이 당신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20 기근에서 당신을 죽음에서 속량하시고, 전쟁에서 칼의 권세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21 혀의 채찍질에서 숨겨지실 것입니다. 황폐함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2 황폐함과 기근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땅의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3 들의 돌들과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들짐승이 당신과 화평하게 됩니다.

24 당신의 장막이 화평하고, 당신의 거처를 살필 때 잃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25 당신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손이 땅의 풀처럼 됩니다.

26 장수하여 무덤에 들어갑니다. 제때 타작마당으로 올라오는 곡식단처럼.”

27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탐구했습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들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엘리바스는 위로의 말로 끝맺는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자손이 번성하고 장수한다. 이 말들은 모두 참일 수 있다 — 다만 지금 욥에게 건네는 말로는 잔인하다. 상처가 싸매지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라는 압력이 그 안에 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를 향해 “너는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다음 장 — 욥이 대답한다. 그는 친구들의 위로가 오히려 더 무겁다고 말한다.




욥기 6장 — 친구라 불렀지만


내 고통을 달아보면

1 욥이 대답했다.

2 “내 괴로움을 달아볼 수만 있다면, 내 재앙을 저울에 함께 올릴 수만 있다면,

3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4 전능자의 화살이 내 안에 꽂혔습니다. 그 독이 내 영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향해 진을 쳤습니다.

5 들나귀가 풀이 있는데도 울겠습니까? 소가 먹이 앞에서 울겠습니까?

6 싱거운 것을 소금 없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흰자위에 맛이 있겠습니까?

7 내 영혼이 만지기도 싫어하는 것들, 그것들이 내 음식의 역병이 되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 — 욥은 엘리바스가 암시한 것을 정면으로 받아친다.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화살이다. 그것도 전능자가 쏜 것이다. 욥은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괴롭다.





차라리 죽음을

8 “내 요청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면.

9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으스러뜨려 주시면. 손을 내밀어 나를 끊어버려 주시면.

10 그러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아끼지 않으셔도 내가 견디는 위안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11 내 힘이 무엇이기에 내가 기다리겠습니까? 내 마지막이 무엇이기에 내 영혼을 길게 하겠습니까?

12 내 힘이 돌의 힘입니까? 내 살이 놋입니까?

13 내 안에 도움이 없지 않습니까? 성공이 나에게서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욥이 원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한 죽음. 역설적으로 이것은 신앙의 표현이다 — 욥은 자신의 삶과 죽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실망시킨 친구들

14 “낙담한 사람에게는 그 친구로부터 인자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버릴지라도.

15 그러나 내 형제들은 시내처럼 배반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내처럼.

16 얼음 때문에 어둡게 되고, 눈이 그 안에 숨은 시내.

17 따뜻한 때가 되면 말라버립니다. 더워지면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18 길들이 그들의 방향에서 구부러집니다. 길들이 황무지로 올라가 소멸됩니다.

19 데마(Tema) 사람들의 대상이 보았습니다. 스바(Sheba)의 여행자들이 바랐습니다.

20 그들이 바랐기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거기 왔다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21 지금 당신들이 그것처럼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재앙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막의 시내는 겨울에 흐르다가 여름에 마른다. 목마른 여행자가 믿고 왔는데 바닥이 드러나 있다. 욥이 친구들을 이 마른 시내에 비유한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증발해버리는 위로. 욥기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유 중 하나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

22 “내가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가져다달라 했습니까? 당신들의 재산에서 나를 위해 선물을 달라 했습니까?

23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했습니까? 폭군의 손에서 속량해달라 했습니까?

24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잠잠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내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25 올바른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당신들의 책망이 무엇을 책망하겠습니까?

26 당신들이 말로 책망하려 합니까? 절망한 자의 말이 바람이라고 여깁니까?

27 당신들은 고아에게도 제비를 뽑겠습니다. 당신들의 친구를 팔기도 하겠습니다.

28 이제 돌아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고 당신들도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29 돌이키십시오. 불의가 없게 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나의 의가 아직 거기 있습니다.

30 내 혀에 불의가 있습니까? 내 입천장이 혼돈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욥의 요청은 단순하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달라. 이유를 알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 구체적인 죄목을 댈 수 없다. 왜냐하면 욥이 진짜로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욥기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다. 친구들의 신학은 옳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 긴장이다.

다음 장 — 욥은 인간의 삶 자체를 탄식한다. 잠 못 이루는 밤, 피부의 딱지, 구더기. 그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묻는다. 당신이 나를 왜 표적으로 삼았느냐고.




욥기 7장 — 잠 못 이루는 밤


군인처럼, 품꾼처럼

1 “사람에게 이 땅에서 복역이 없겠습니까? 그 날들이 품꾼의 날들 같지 않겠습니까?

2 종이 그늘을 간절히 바라듯, 품꾼이 자기 임금을 기다리듯 하지 않겠습니까?

3 나는 공허한 달들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고통의 밤들이 내게 지정되었습니다.

4 내가 누우면 언제 일어날까 합니다. 밤이 길어지고, 새벽까지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5 내 살에 구더기와 흙 덩이가 붙었습니다. 내 피부가 굳어졌다가 다시 터집니다.

6 내 날들이 베틀의 북보다 빠릅니다. 소망 없이 사라집니다.”

구더기가 붙은 살갗, 잠 못 이루는 밤 — 욥기는 고통을 추상화하지 않는다. 몸의 언어로, 감각의 언어로 말한다. 이것이 욥기가 수천 년이 지나도 읽히는 이유 중 하나다. 고통은 언제나 이렇게 구체적이다.





내 눈이 다시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7 “기억하십시오. 내 생명은 바람입니다. 내 눈이 다시는 좋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8 나를 본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눈들이 나를 향해 있어도 나는 없을 것입니다.

9 구름이 사라지고 없어지듯, 스올로 내려간 자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10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자리도 그를 다시 알지 못합니다.”

스올(שְׁאוֹל, Sheol) —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다. 지하 세계, 죽음의 영역. 욥기 시대의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스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고 여겼다. 욥의 절망은 이 신학적 배경 위에 있다. 내려가면 끝이다. 그래서 지금 말해야 한다.





내가 말하겠습니다

11 “그러므로 나는 내 입을 막지 않겠습니다. 내 영의 고통에서 말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쓴 것에서 불평하겠습니다.

12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면 다니(Tanin · 바다 뱀)입니까? 당신이 내게 감시자를 두셨습니까?

13 내 침대가 나를 위로할 것이라, 내 자리가 내 불평을 짊어지겠다 생각할 때

14 당신이 꿈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떨게 하십니다.

15 내 영혼이 목 졸리는 것을 택하고, 이 뼈들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합니다.

16 나는 영원히 살기 싫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들이 허무입니다.”





왜 나를 표적으로

17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이 그를 크게 여기십니까? 당신이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18 아침마다 그를 권고하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19 언제 당신이 내게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20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여? 당신이 왜 나를 당신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짐이 되었습니까?

21 어찌하여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나는 티끌에 누울 것입니다. 당신이 새벽에 나를 찾으셔도 내가 없을 것입니다.”

욥이 시편 8편을 비틀어 말한다. 시편 8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를 찬양으로 말한다. 욥은 같은 질문을 탄식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욥에게는 감시이고 표적이고 짐이다. 찬양의 언어와 탄식의 언어가 같은 문장 구조에서 나온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당신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욥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만한 고난이 정당한가를 묻는다. 이 질문이 욥기의 핵심 질문이다.

다음 장 — 빌닷이 입을 연다. 그는 더 직접적이다. “하나님이 정의를 굽히겠느냐?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 죽은 것이다.”




욥기 8장 — 조상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정의를 굽히겠느냐

1 수아(Shuah) 사람 빌닷(Bildad)이 대답했다.

2 “당신은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말하겠습니까? 당신의 입의 말이 센 바람입니까?

3 하나님이 정의를 굽히시겠습니까? 전능자가 공의를 굽히시겠습니까?

4 당신의 자녀들이 그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이 그들을 그 허물로 넘기셨습니다.

5 당신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전능자에게 간구하면,

6 당신이 순수하고 올바르다면, 그분이 반드시 당신을 위해 일어나셔서 당신의 의로운 처소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7 당신의 시작은 작을 것이나, 당신의 마지막은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거칠다. 그는 욥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직접 말한다. 욥이 가장 듣기 힘든 말이다. 자녀들의 죽음에 이유를 붙이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러나 빌닷의 신학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이 결론이 나온다. 인과응보가 완벽하다면 죽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조상에게 물어보라

8 “이전 세대에 물어보십시오. 조상들이 탐구한 것을 배우십시오.

9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날들이 땅 위에서 그림자입니다.

10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말들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11 갈대가 늪 없이 크겠습니까? 부들이 물 없이 자라겠습니까?

12 아직 꺾이지 않았는데도 시들어버립니다. 다른 모든 풀보다 먼저 마릅니다.

13 하나님을 잊은 모든 자의 길이 이렇습니다. 불경건한 자의 소망도 이렇게 사라집니다.

14 그 의지하는 것이 끊어지고, 그 신뢰가 거미줄입니다.

15 자기 집을 의지하면 서지 못합니다. 잡으면 서 있지 않습니다.

16 그는 햇빛 아래 진 풀처럼 무성합니다. 그 가지들이 동산 위에 뻗어있습니다.

17 그 뿌리들이 돌 무더기를 감쌉니다. 돌 집 사이를 봅니다.

18 그것이 자기 자리에서 삼켜지면, 자기 자리가 ‘나는 당신을 보지 못했다’ 합니다.

19 보십시오, 이것이 그 길의 기쁨입니다. 다른 자들이 티끌에서 자랄 것입니다.”

빌닷의 핵심 논거는 전통이다. 조상들이 알아낸 것을 배우라. 이것은 지혜 문학의 일반적 방법이다. 그러나 조상들의 지혜도 욥의 상황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전통은 일반 원칙을 전달하지만, 예외적 경우는 다룰 수 없다. 욥의 경우가 바로 그 예외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

20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악인을 붙들어 주지 않으십니다.

21 그분이 다시 당신의 입을 웃음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에 기쁨의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22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입을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이 없어질 것입니다.”

빌닷의 말 끝은 위로처럼 들린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다시 웃을 날이 온다. 그러나 이 말의 전제는 여전히 같다 —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회복의 약속은 회개의 압력이다.

욥기가 조심스럽게 질문하는 것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온전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참이라면, 지금 욥은 왜 이런가? 빌닷은 이 질문을 들지 않는다. 욥은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1장 1절은 다른 말을 한다.

다음 장 — 욥이 대답한다. 누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는가?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도 나는 묻겠다.




욥기 9장 — 누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그렇습니다 — 그러나

1 욥이 대답했다.

2 “참으로 나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겠습니까?

3 하나님과 다투려 해도 천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4 마음이 지혜롭고 힘이 강하신 분. 그를 거슬러 굳게 서서 온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땅과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

5 “그분이 산들을 움직이십니다. 산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뒤집어집니다.

6 땅을 자기 자리에서 흔드십니다. 그 기둥들이 떨립니다.

7 해에게 말씀하시면 떠오르지 않고, 별들을 막아버리십니다.

8 그분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 물결 위를 걸으십니다.

9 플레이아데스(Pleiades · 묘성)와 오리온(Orion · 삼성)을 만드셨습니다. 남쪽 별자리들(the chambers of the south)과 북두칠성(Bear · 대성)을 만드셨습니다.

10 크고 측량하지 못할 일들, 셀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하십니다.

11 보십시오,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지나쳐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12 보십시오, 그분이 낚아채시면 누가 돌려놓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말하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별자리를 만드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산을 뒤집으시는 분. 욥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위대함 때문에 욥은 더 절망한다. 이렇게 크신 분과 내가 어떻게 변론할 수 있겠는가?





변론자가 없다

13 “하나님이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면, 라합(Rahab · 바다 뱀, 원초적 혼돈의 상징)을 돕는 자들도 그 아래 엎드립니다.

14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에게 대답하며, 어떻게 그 앞에서 말할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15 내가 옳을지라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내 재판관에게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6 내가 불러도 그가 응답하실지,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들으실지 믿기 어렵습니다.

17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십니다.

18 숨도 쉬게 하지 않으시고, 쓴 것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19 힘으로 말하면 그분은 강하십니다. 재판으로 말해도 누가 나를 위해 정할 수 있겠습니까?

20 내가 의롭다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온전하다 해도 그분이 나를 구부러지게 하십니다.

21 나는 온전합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내 생명을 나는 무시합니다.

22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그분이 멸하십니다.

23 채찍이 갑자기 죽일 때, 그분이 무고한 자의 절망을 비웃으십니다.

24 땅이 악인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그 재판관들의 얼굴을 그분이 가리십니다. 그분이 아니시면 누구겠습니까?”

욥의 말이 가장 날카로운 지점이다.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그분이 멸하신다.” 이것은 신성 모독처럼 들린다. 그러나 욥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고난이 인과응보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것이다. 욥기는 이 말을 지우지 않는다.





중재자가 있다면

25 “내 날들이 달리기 선수보다 빠릅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달아납니다.

26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 내려오듯, 갈대 배처럼 지나갑니다.

27 내가 말해도, ‘내 불평을 잊겠다. 내 얼굴을 바꾸고 기뻐하리라’ 해도

28 내 모든 고통이 두렵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죄하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9 내가 정죄받을 것인데, 내가 왜 헛되이 수고합니까?

30 내가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잿물로 깨끗하게 해도

31 당신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십니다. 내 옷들도 나를 싫어합니다.

32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재판정에 설 수 없습니다.

33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습니다. 우리 둘에게 손을 얹을 사람이 없습니다.

34 그분이 그 채찍을 내게서 걷어가시면, 그분의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면,

35 그러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내 처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습니다” — 욥기의 신학적 절정 중 하나. 욥은 하나님과 말하고 싶다. 그러나 그 거리가 너무 크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변호자를 요청하는 이 갈망이 욥기 곳곳에서 반복된다. 이 갈망은 19장 25절의 ’나의 대속자’로 이어진다. 기독교 신학은 이 갈망을 그리스도로 읽는다.

다음 장 — 욥이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당신은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까?”




욥기 10장 — 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내 영혼이 삶을 싫어한다

1 “내 영혼이 내 삶을 싫어합니다. 내 불평을 내 자신에게 허락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쓴 것에서 말하겠습니다.

2 하나님께 말하겠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를 다투는 이유를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3 당신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압제하시는 것이 당신에게 좋습니까? 악인의 계획을 빛나게 하시면서,

4 당신이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당신이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십니까?

5 당신의 날들이 사람의 날들 같습니까? 당신의 해들이 사람의 때들 같습니까?

6 당신이 내 허물을 찾으시고, 내 죄를 수색하십니까?

7 당신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손에서 건지는 자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직접 말한다.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고, 고발이기도 하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이 죄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친구들이 욥의 죄를 주장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그 진실을 아신다고 확신한다. 이 확신이 욥기의 역설이다 — 하나님이 알면서도 왜?





당신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8 “당신의 손들이 나를 만들고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삼켜버리십니까?

9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진흙처럼 만드셨습니다.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십니까?

10 당신이 나를 우유처럼 쏟지 않으셨습니까? 치즈처럼 응고시키지 않으셨습니까?

11 당신이 나에게 가죽과 살을 입히셨습니다. 뼈들과 힘줄로 나를 엮으셨습니다.

12 당신이 내게 생명과 인자함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돌봄이 내 영을 지켰습니다.

13 그러나 이것들을 당신이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인 줄 내가 압니다.

14 내가 죄를 지으면 당신이 지켜보십니다. 내 허물에서 나를 무죄로 하지 않으십니다.

15 내가 악하다면 나에게 화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수치로 가득하고, 내 고통을 봐야 합니다.

16 내가 고개를 들면 사자처럼 사냥하십니다. 다시 내 앞에서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17 당신의 증인들을 새로 세우십니다. 내게 분을 더하십니다. 교체들과 군대가 내 앞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8-12절 — 이 구절들은 인간의 형성을 묘사하는 욥기의 가장 아름다운 시 중 하나다. 우유가 응고하여 치즈가 되듯 태아가 형성된다. 가죽과 살이 입혀지고 뼈와 힘줄이 엮인다. 고대의 태아학적 이해가 시적 언어로 담겼다. 만드셨다, 그런데 왜 부수십니까 — 창조자를 향한 욥의 질문이다.





차라리 어둠 속에서

18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더라면, 아무 눈도 나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19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있다가, 태에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20 내 날들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치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잠깐 위로를 받겠습니다.

21 내가 가면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땅으로.

22 어두운 땅, 질서도 없고, 빛도 어둠같이 빛나는 곳으로.”

욥은 스올을 묘사한다. 빛도 없고 질서도 없는 곳. 그러나 돌아오지 못할 것이 두렵다기보다, 지금의 삶보다 차라리 그곳이 낫다는 말이다. 이것이 욥의 고통의 깊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 욥기는 이 생각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다음 장 — 소발이 입을 연다. 세 친구 중 가장 거칠다. “네 죄가 엄청난데 하나님이 오히려 적게 벌하셨다.”




욥기 11장 — 하나님의 심오함을 네가 알겠느냐


소발이 말한다

1 나아마(Naamah) 사람 소발(Zophar · ㉸ 초파르)이 대답했다.

2 “말이 많다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옳겠습니까?

3 당신의 자랑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비웃어도 아무도 당신을 수치스럽게 하지 못합니까?

4 당신은 말합니다. ‘내 교훈이 순수하다. 나는 당신의 눈에 깨끗하다.’

5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입술을 당신에게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6 지혜의 비밀을 당신에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의 일부를 잊어버리셨음을 알 것입니다.”

소발은 세 친구 중 가장 단호하다. 그는 욥이 마땅한 것보다 적게 벌받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의 일부를 잊으셨다” — 더 맞게 벌하셨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혹독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가중처벌 요구다.





하나님의 심오함

7 “당신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구하겠습니까? 전능자의 한계를 발견하겠습니까?

8 하늘보다 높습니다 — 당신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스올보다 깊습니다 — 당신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9 그 넓이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습니다.

10 그분이 지나치며 가두고, 법정에 세우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11 그분이 헛된 사람들을 아십니다. 불법을 보시는데 주의 깊게 살피지 않겠습니까?

12 텅 빈 사람이 분별력을 얻을 것입니다. 들나귀가 새끼를 낳는 때처럼.”

소발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으로 시작한다.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다. 이것은 참이다. 그러나 그 다음 결론이 문제다 — “헛된 사람들을 아신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욥이 헛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데 쓴다.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13 “만약 당신이 마음을 준비하고, 당신의 손을 그분을 향해 뻗는다면.

14 손 안에 불의가 있다면 멀리하고, 불의가 당신의 장막에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15 그러면 당신이 흠 없이 얼굴을 들 것입니다. 당신이 굳게 서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16 당신이 수고를 잊을 것입니다. 지나간 물처럼 기억할 것입니다.

17 삶이 낮보다 밝아질 것입니다. 어두움이 아침같이 될 것입니다.

18 당신이 소망이 있어 확신할 것입니다. 찾아봐도 당신이 안전히 누울 것입니다.

19 당신이 누울 때 두렵게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20 그러나 악인의 눈들은 쓰러질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들의 소망은 마지막 숨입니다.”

소발의 처방은 간단하다. 손에 불의가 있다면 버려라.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낮보다 밝아지고, 안전히 눕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구한다. 이 그림은 아름답다. 그러나 욥에게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이미 말했기 때문이다. 욥은 온전하고 올바른 사람이었다. 회개할 죄목을 댈 수 없는 것이 소발의 한계다.

친구들 셋은 각기 다른 스타일이지만 같은 신학이다. 엘리바스 — 환상에서 받은 계시로. 빌닷 — 전통과 조상의 지혜로. 소발 — 직접적 단언으로. 모두 인과응보를 믿는다. 욥기는 이 신학이 완전히 틀리다고 하지 않는다. 다만 —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음 장 — 욥이 세 친구 모두를 향해 응답한다. “참으로 너희만이 백성이다. 너희와 함께 지혜도 죽겠구나.”




욥기 12장 — 참으로 너희만이 백성이라


풍자의 시작

1 욥이 대답했다.

2 “참으로 너희만이 백성이로구나. 너희와 함께 지혜도 죽겠구나.

3 나도 너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보다 못한 것이 없다. 누가 이런 것들을 모르겠는가?

4 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받은 사람인데, 친구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의롭고 온전한 사람인데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5 안전한 자의 생각에는 재난이 멸시다. 미끄러지는 발을 가진 자에게 닥치는 것은.

6 강도들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은 안전하다. 하나님이 자기 손에 들고 오는 자들에게.”

“참으로 너희만이 백성이로구나” — 이 한 줄이 욥의 세 친구를 향한 풍자의 핵심이다. 너희가 모든 지혜를 독점하는 것처럼 말한다는 뜻이다. 욥은 자신이 친구들보다 모르는 게 없다고 말한다. 오히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자신이다.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안다

7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말할 것이다.

8 땅에게 말하라. 그것이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물고기들도 네게 말할 것이다.

9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있겠는가?

10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입김이 그분의 손에 있다.

11 귀가 말을 시험하지 않는가? 입천장이 음식 맛을 보듯이?

12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

13 “그분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 계획과 지식이 있다.

14 보라, 그분이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다.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다.

15 보라, 물을 막으시면 마른다. 내보내시면 땅을 뒤집는다.

16 그분에게 힘과 지혜가 있다.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모두 그분의 것이다.

17 상담자들을 맨발로 가게 하시고, 재판관들을 미련하게 만드신다.

18 왕들이 묶은 것을 푸시고, 그들의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신다.

19 제사장들을 맨발로 가게 하시고, 강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신다.

20 믿을 만한 자들의 말을 제거하시고, 노인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

21 귀족들 위에 멸시를 쏟으시고, 강한 자들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신다.

22 어둠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시고, 죽음의 그늘을 빛으로 내오신다.

23 민족들을 크게 하시다가 멸하시고, 민족들을 넓게 하시다가 잡아당기신다.

24 땅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으시고, 길도 없는 황무지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25 그들이 빛 없이 어둠 속을 더듬는다.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하신다.”

욥이 역사와 자연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묘사한다. 이것은 찬양시처럼 들린다. 그러나 맥락이 다르다 — 욥은 하나님의 이 모든 행위가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강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제사장도 — 하나님 앞에서 맨발이다. 규칙이 없는 주권자. 인과응보가 적용되지 않는 분. 이것이 욥이 말하려는 하나님이다.

욥기와 길가메시 서사시 — 메소포타미아의 ’루드룰 벨 네메키(Ludlul Bel Nemeqi,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라, BC 13세기 추정)’도 의로운 자의 고난을 다룬다. 그 작품의 주인공도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병에 걸리고, 친구들도 자신을 외면한다. 욥기가 이 전통과 어떤 관계인지는 불명확하다. 다만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가 메소포타미아 문학에서도 중요했다는 것은 욥기의 보편성을 뒷받침한다.

다음 장 — 욥은 계속 말한다. 너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고.




욥기 13장 —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

1 “보라,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다. 내 귀가 듣고 깨달았다.

2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3 그러나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겠다.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4 그러나 너희는 거짓을 바르게 꾸미는 자들이다.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5 너희가 완전히 잠잠하면 좋겠다.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6 이제 내 변론을 들어라. 내 입술의 다툼에 귀 기울여라.”

욥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선언한다. 나는 하나님께 말하겠다. 너희는 거짓 의사들이다. 너희가 입을 다물면 그게 지혜다. “쓸모없는 의사들” — 그들이 고통을 치료하려 했지만 처방이 틀렸다. 욥기에서 가장 강한 언어 중 하나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거짓말하려느냐

7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겠느냐? 그분을 위해 거짓말을 하겠느냐?

8 너희가 그분에게 낯을 보이겠느냐?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9 그분이 너희를 자세히 살피시면 좋겠느냐? 사람이 사람을 속이듯 그분을 속이겠느냐?

10 너희가 낯을 보이면 그분이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11 그분의 위엄이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12 너희의 격언들은 재의 잠언이다. 너희의 요새는 진흙 요새다.”

“하나님을 위해 거짓말하겠느냐” — 욥의 가장 예리한 통찰이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생각한다. 욥이 불의하기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욥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는 근거가 여기 있다.





내가 말하겠다, 죽더라도

13 “잠잠하라. 나를 내버려 두라. 내가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14 왜 내가 내 살을 내 이빨에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15 보라,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기다리겠다. 다만 그분 앞에서 내 길을 변론하겠다.

16 그것이 또한 나의 구원이 되리라. 불경건한 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17 내 말을 들어라. 내 선언이 당신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라.

18 보라, 내가 변론을 준비했다.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안다.

19 나와 다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내가 잠잠하겠다. 목숨을 내어놓겠다.”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기다리겠다” —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 개역성경에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로 번역된다. 히브리어 원문에 이견이 있다. ’기다리겠다(KJV: trust in him)’와 ’소망이 없다’는 두 읽기가 모두 가능하다. 어느 쪽으로 읽더라도 욥은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한다. 죽음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 구한다 — 두 가지

20 “오직 두 가지를 내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얼굴에서 숨지 않겠습니다.

21 당신의 손을 내게서 멀리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22 그러면 당신이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응답하십시오.

23 내 죄악과 내 죄가 얼마나 됩니까? 내 허물과 내 죄를 내게 알게 해주십시오.

24 왜 당신이 얼굴을 숨기십니까?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25 당신이 날려가는 잎사귀를 두렵게 하시겠습니까? 마른 검불을 추격하시겠습니까?

26 당신이 나를 위해 쓴 것들을 기록하십니다. 내 젊은 날의 죄들을 내가 물려받게 하십니다.

27 내 발을 차꼬에 가두시고, 내 모든 길들을 지켜보십니다. 내 발바닥에 선을 그으십니다.

28 그러니 내가 썩은 것처럼, 좀먹은 옷처럼 소멸합니다.”

욥의 두 요청은 겸손하다. 당신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죄가 무엇인지 말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고통의 완화이고, 두 번째는 이해다. 욥은 회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겠다는 것이다.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 이것이 욥기가 끝까지 붙들고 가는 질문이다.

다음 장 — 욥은 계속한다. 나무는 잘려도 다시 싹이 나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어디 있는가?




욥기 14장 — 나무는 잘려도 다시 나지만


사람의 짧은 날

1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날이 짧고 걱정이 많습니다.

2 꽃처럼 피어나다가 잘립니다. 그림자처럼 달아납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3 이런 자에게 당신이 눈을 여십니까? 나를 당신과 함께 심판에 세우십니까?

4 누가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5 그의 날들이 정해지고, 그의 달의 수가 당신에게 있고, 당신이 그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을 수 없습니다.

6 그러니 그에게서 눈을 돌리십시오. 그가 쉬게 하십시오. 품꾼처럼 그날을 즐기게 하십시오.”

욥의 인간론. 꽃이 피어나다 잘리고, 그림자가 달아나는 것 — 짧고 불안한 존재. 욥은 이 짧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청한다. 이렇게 작고 짧은 존재를 굳이 심판에 세우시겠습니까?





나무와 사람

7 “나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려도 다시 싹이 납니다. 그 어린 가지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8 그 뿌리가 땅에서 늙어도, 그 그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어도,

9 물 냄새를 맡으면 싹이 납니다. 새로 심은 것처럼 가지들이 나옵니다.

10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쓰러집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 있습니까?

11 물이 바다에서 사라지고, 강이 말라 없어지듯,

12 사람이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깨지 못합니다. 잠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 히브리어 ‘소망(תִּקְוָה, tiqvah)’은 ’기다림’, ’실’이라는 뜻도 있다. 잘린 나무가 다시 싹을 내는 것처럼, 어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가능성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 이것이 욥기 시대의 일반적 신앙이었다. 부활에 대한 명확한 기대가 없었다. 욥의 절망은 이 신학적 맥락 위에 있다.





잠깐 스올에 숨겨달라

13 “당신이 나를 스올에 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기한을 정하고 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나의 복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 교대가 올 때까지.

15 당신이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이 당신 손의 작품을 그리워하실 것입니다.

16 그러면 지금은 당신이 내 걸음을 세십니다. 내 죄를 감시하지 않습니까?

17 내 허물이 자루에 봉해지고, 내 죄악에 바르게 하십니다.”

욥이 놀라운 상상을 한다. 스올에 숨겨달라는 것이다.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어딘가 피신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잠깐 —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이 등장한다. 욥기에서 가장 이르게 부활을 묻는 구절 중 하나다. 질문으로, 소망으로, 아직 확신은 아니다.





산도 무너지는데

18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립니다. 바위가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19 물이 돌들을 침식합니다. 물의 넘침이 땅의 먼지를 씻어버립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람의 소망을 멸하십니다.

20 당신이 영원히 그를 이기십니다. 그가 사라집니다. 그 얼굴을 변하게 하시고 내보내십니다.

21 그의 아들들이 존귀해도 그가 알지 못합니다. 낮아져도 알지 못합니다.

22 오직 그 자신의 살이 아프고, 그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위해 슬퍼합니다.”

욥기 14장이 끝난다. 산도 물에 침식된다.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도 그렇게 씻어버리신다. 아들들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죽은 사람은 모른다. 오직 자기 자신의 아픔만 안다. 욥기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다. 이 절망에서 19장의 소망이 솟아난다.

다음 장 —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말한다. 이번에는 더 매섭다. 욥의 말 자체가 범죄라고 한다.




욥기 15장 — 네 말이 네 죄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1 데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했다.

2 “지혜 있는 자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습니까? 자기 배를 동풍으로 채우겠습니까?

3 쓸모없는 말로 논쟁하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은 말로 다투겠습니까?

4 참으로 당신은 경건함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줄입니다.

5 당신의 죄악이 당신의 입을 가르칩니다. 교활한 자들의 혀를 선택합니다.

6 당신 입이 당신을 정죄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입술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증언합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발언은 첫 번째와 다르다. 첫 번째는 조심스러웠다면, 이번에는 욥의 말 자체를 공격한다. 욥이 한 말들 — 하나님이 의인도 악인도 멸하신다, 나는 왜 나를 표적으로 삼느냐 — 그 말들이 이미 죄의 증거라고 한다. 욥의 언어가 곧 욥의 허물이다.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자냐

7 “당신이 아담 이전에 태어났습니까? 언덕들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까?

8 당신이 하나님의 회의를 들었습니까? 지혜를 자기만을 위해 가졌습니까?

9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당신이 압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습니까?

10 우리 가운데 백발인 자도 있고, 머리 센 자도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11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작습니까? 부드럽게 당신에게 하는 말이?

12 왜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데려갑니까? 왜 당신의 눈들이 번뜩입니까?

13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영을 향하게 하고, 입에서 말들을 꺼냅니까?”

엘리바스의 두 번째 전략은 욥의 자만심을 공격하는 것이다. 네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말하느냐? 하늘의 회의를 들은 것처럼 말하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욥기 1-2장에서 실제로 하늘의 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를 아는 것은 독자들뿐이다. 욥도, 친구들도 그것을 모른다.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느냐

14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습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의롭겠습니까?

15 보십시오, 그분이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으십니다. 하늘도 그분의 눈에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16 하물며 불의를 마치 물처럼 마시는, 역겨운 부패한 사람이겠습니까?”





악인의 고통

17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본 것을 말하겠습니다.

18 지혜로운 자들이 말했습니다. 조상들에게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19 그들에게만 땅이 주어졌고, 이방인이 그들 가운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20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포악한 자를 위해 예비된 해들이 있습니다.

21 무서운 소리가 그의 귀에 있습니다. 형통할 때도 황폐하게 하는 자가 그에게 옵니다.

22 그는 어둠에서 돌아올 것을 믿지 못합니다. 칼이 그를 위해 기다립니다.

23 그는 떡을 구하러 방황합니다. 어디 있느냐. 흑암의 날이 그에게 준비된 것을 압니다.

24 고통과 두려움이 그를 놀라게 합니다. 전쟁을 예비한 왕처럼 그를 이깁니다.

25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손을 뻗고, 전능자를 대항하여 강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26 두꺼운 방패의 두꺼운 등으로 그분께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27 그 얼굴이 비계로 덮이고, 그 허리에 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28 그가 황폐한 성읍들에 살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에 살기 때문입니다. 돌무더기가 될 집들에.

29 그가 부요하지 못하고, 그의 재물이 지속되지 않으며, 그 소유가 땅에서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30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불꽃이 그 가지를 마릅니다. 그분의 입 기운으로 그가 지나갑니다.

31 헛된 것을 믿지 않게 하십시오. 그는 속임을 당합니다. 헛됨이 그의 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32 그것이 기한 전에 이루어집니다. 그의 가지들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33 덜 익은 포도를 포도나무처럼 떨어뜨리고, 올리브 나무처럼 그 꽃을 떨어뜨립니다.

34 불경건한 자들의 무리는 황무하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을 불이 삼킵니다.

35 그들이 악을 잉태하고 죄를 낳습니다. 그 배가 속임을 예비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의 고통을 길게 묘사한다. 이 묘사가 욥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욥이 고난당하고 있으므로, 욥이 악인이라는 것이다. 증거를 찾지 않고 결론에서 역방향으로 증거를 만드는 방식이다. 욥기가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추론이다.

다음 장 — 욥이 다시 대답한다. 친구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러나 하늘에 내 증인이 있다.




욥기 16장 — 하늘에 내 증인이 있다


비참한 위로자들

1 욥이 대답했다.

2 “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다. 너희는 모두 비참한 위로자들이다.

3 헛된 말들에 끝이 있겠는가? 무엇이 너를 자극하여 대답하게 하는가?

4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너희 영혼이 내 영혼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말들로 너희를 모을 수 있다. 너희를 향해 내 머리를 흔들 수 있다.

5 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할 수 있다. 내 입술의 위로가 너희의 슬픔을 줄일 수 있다.

6 내가 말해도 내 고통이 멈추지 않는다. 말하기를 그쳐도 무엇이 내게서 떠나가겠는가?”

“비참한 위로자들” — 욥이 친구들을 이 한 마디로 정의한다. 그들이 제공하는 위로가 오히려 더 무겁다. 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 너희가 내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고 묻는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어렵지 않다. 말은 쉽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7 “지금 그분이 나를 지치게 하셨다. 당신이 내 온 무리를 황폐하게 하셨다.

8 당신이 나를 줄어들게 하셨다. 그것이 내 대적이 되었다. 내 여윔이 일어나 내 얼굴을 향해 증언한다.

9 그분의 분노가 나를 찢고 나를 미워하셨다. 내 대적이 나를 향해 이빨을 갈았다.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날카롭게 하셨다.

10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다. 경멸로 내 뺨을 쳤다. 함께 나를 대적하여 모였다.

11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다. 불의한 자들의 손에 던지셨다.

12 나는 평안했는데 그분이 나를 깨뜨리셨다. 내 목을 잡고 나를 산산조각 내셨다. 나를 자신의 표적으로 세우셨다.

13 그분의 화살들이 나를 에워싼다. 그분이 내 콩팥을 가르신다. 아끼지 않으신다. 내 쓸개를 땅에 쏟으셨다.

14 그분이 파열로 나를 치시고 또 치셨다. 용사처럼 나를 향해 달려드셨다.”

욥의 고통 묘사가 가장 생생한 구절들이다. 목을 잡고 산산조각 내는 것, 콩팥을 가르는 것, 쓸개를 땅에 쏟는 것 — 고대 근동에서 내장은 감정의 자리였다. 콩팥과 쓸개는 가장 깊은 내면의 상징이다. 욥의 가장 깊은 곳이 공격당하고 있다.





나는 이미 애도한다

15 “내가 굵은 베를 내 살갗에 꿰맸다. 내 뿔을 먼지 속에 낮추었다.

16 내 얼굴이 울음으로 붉어졌다.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다.

17 내 손에 포악함이 없는데도, 내 기도는 깨끗한데도.”





하늘에 내 증인이 있다

18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마라. 내 부르짖음이 쉬는 곳이 없게 하라.

19 보라, 지금도 하늘에 내 증인이 있다. 높은 곳에 나의 보증인이 있다.

20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러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 눈물 흘린다.

21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변론하듯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이웃을 위해 하듯이 그분이 변론해 주시기를.

22 이제 몇 해가 더 오면, 나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갈 것이다.”

“하늘에 내 증인이 있다” — 9장에서 욥은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고 절망했다. 이제 그 절망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중재자가 없다고 했지만, 증인은 있다고 말한다. 하늘에 누군가 있다. 그가 욥의 편이다. 그 증인이 누구인지 욥기는 여기서 밝히지 않는다. 19장에서 ’나의 대속자’라는 말로 이어진다.

피가 땅에 덮이지 않게 하라는 욥의 간청 — 고대 이스라엘에서 불의하게 흘린 피는 땅에 배어 복수를 구한다고 믿었다(창세기 4:10, 아벨의 피). 욥은 자신의 죽음이 덮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억울함이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

다음 장 — 욥의 말이 계속된다. 날들이 지나가고, 무덤이 내 집이 되어간다.




욥기 17장 — 무덤이 내 집이다


무너지는 날들

1 “내 영이 무너졌다. 내 날들이 꺼졌다. 무덤들이 나를 위해 있다.

2 정말 비웃는 자들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그들의 자극에 내 눈이 머문다.

3 이제 나를 위해 보증을 세워주십시오. 당신과 함께. 내 손을 잡을 자가 누구입니까?

4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깨달음에서 감추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들을 높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5 친구들에게 보상으로 알린 자는, 그 아이들의 눈들도 쇠잔해질 것입니다.”





의인이 강해진다

6 “그분이 나를 민족들의 속담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서 침 뱉음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7 내 눈이 슬픔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내 모든 지체들이 그림자 같습니다.

8 올바른 자들이 이것으로 인해 놀랍니다. 무고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를 향해 분을 냅니다.

9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붙잡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더욱 강해집니다.

10 당신들 모두 돌이키십시오. 오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욥은 모순 같은 고백을 한다. 자신은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길을 붙잡는다. 자기가 무너지면서도, 의로움의 길이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다 — 상황이 아니라 원칙을 붙잡는 것.





소망이 어디 있는가

11 “내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내 계획들이, 내 마음의 소원들이 끊어졌습니다.

12 그들이 밤을 낮으로 정합니다. 어둠이 빛에 가깝다고 합니다.

13 만일 내가 기다린다면 스올이 내 집입니다. 흑암 속에 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4 구덩이를 향해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벌레에게 ’내 어머니, 내 누이’라고 합니다.

15 그러면 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소망을 보겠습니까?

16 그것들이 스올의 빗장들과 함께 내려갑니까? 우리가 함께 먼지 속에 쉬겠습니까?”

“구덩이를 향해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 — 죽음에게 가족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무덤이 집이고, 구더기가 어머니이고, 스올이 아버지다. 욥기에서 가장 암울한 언어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을 향한 말이다. 욥은 무너지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말하고 있다.

17장은 짧지만 무겁다. 14장과 이어지는 암흑의 논리. 스올이 집이고, 소망이 스올의 빗장과 함께 내려간다. 그러나 욥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9장에서 욥의 언어가 뒤집힌다 — 거기서 ’대속자’가 살아 있다는 고백이 터져 나온다. 그 고백도 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솟아오른다.

다음 장 — 빌닷이 두 번째로 말한다. 악인의 종말을 더 자세히, 더 무섭게 묘사한다.




욥기 18장 — 악인의 빛은 꺼진다


빌닷의 두 번째 말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했다.

2 “언제까지 말들을 위해 올무를 놓겠습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하겠습니다.

3 왜 우리가 짐승들처럼 여겨집니까? 왜 당신의 눈에 부정하게 보입니까?

4 당신 자신을 분노로 찢는 자여. 당신을 위해 땅이 버려지겠습니까? 바위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겠습니까?”

빌닷은 욥이 친구들을 짐승처럼 무시했다고 화를 낸다. 욥이 12장에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것을 빌닷이 비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빌닷은 욥이 세계의 도덕 질서가 자신 때문에 바뀌기를 원하느냐고 반문한다.





악인의 빛이 꺼진다

5 “진실로 악인의 빛이 꺼집니다. 그의 불꽃의 불이 빛나지 않습니다.

6 그의 장막 안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그 위에 있는 등불이 꺼집니다.

7 그의 힘찬 걸음이 좁아집니다. 그 자신의 계획이 그를 쓰러뜨립니다.

8 그의 발이 그물로 달려갑니다. 그가 올무 위를 걷습니다.

9 올무가 그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덫이 그를 붙잡습니다.

10 올무가 땅 속에 숨겨졌습니다. 그의 길 위에 덫이 있습니다.

11 두려움들이 모든 면에서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쫓아다닙니다.

12 그의 재앙이 배고프고, 멸망이 그의 옆에 준비되었습니다.

13 그의 살갗을 먹어 치웁니다. 죽음의 맏아들이 그의 지체들을 먹습니다.

14 그가 의지하는 것에서 잡혀갑니다.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갑니다.

15 그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그의 장막에 삽니다. 유황이 그의 거처에 뿌려집니다.

16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들이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들이 잘립니다.

17 그의 기억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그에게는 이름이 거리에서 없습니다.

18 그가 빛에서 어둠으로 밀려납니다. 세상에서 쫓겨납니다.

19 그는 그 백성 가운데 자녀도 후손도 없습니다. 그가 살던 곳에 남은 자도 없습니다.

20 서쪽 사람들이 그의 날에 놀랍니다. 동쪽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붙잡힙니다.

21 진실로 이것이 불경건한 자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빌닷은 악인의 종말을 20절에 걸쳐 상세히 묘사한다. 빛이 꺼지고, 올무에 잡히고, 뿌리가 마르고, 이름이 사라진다. “죽음의 맏아들” — 무서운 표현이다. 질병이나 역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공포의 왕” — 죽음의 왕, 즉 죽음 자체를 인격화한 표현이다.

빌닷이 이 모든 것을 왜 말하는가. 욥이 지금 그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빛이 꺼졌고, 건강을 잃었고, 자녀들이 죽었고, 이름이 더럽혀졌다. 빌닷은 욥의 현실을 악인의 종말이라는 패턴에 대입한다. 그렇게 하면 욥이 악인임이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패턴이 맞는다고 원인이 같은 것은 아니다.

다음 장 — 욥의 응답. 가장 긴, 가장 깊은 말. “나의 대속자가 살아 있다.”




욥기 19장 — 나의 대속자가 살아 있다


너희가 나를 짓밟는다

1 욥이 대답했다.

2 “언제까지 너희가 내 영혼을 짓밟겠느냐? 말들로 나를 산산조각 내겠느냐?

3 열 번이나 너희가 나를 모욕했다. 나를 해치려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4 내가 정말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내 잘못이 내 안에 머물겠지.

5 정말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고, 내 수치를 나를 대적하는 증거로 삼으려 한다면,

6 그러면 알라. 하나님이 나를 그릇 대하셨고, 그분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셨다는 것을.”

욥은 친구들의 공격을 “열 번”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정확한 수가 아니라 ’너무 많은 번’이라는 관용어다. 욥은 잘못을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는다 — 설령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 자신의 문제이지 친구들이 결론 내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중요한 선언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그릇 대하셨다. 이것이 욥의 고발이다.





모두가 사라졌다

7 “보라, 내가 폭력을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다. 도움을 구해도 정의가 없다.

8 그분이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한다. 내 길들 위에 어둠을 두셨다.

9 내 영광을 벗기셨다. 내 머리의 왕관을 제거하셨다.

10 사방에서 나를 허무시니 내가 간다. 내 소망을 나무처럼 뽑아버리셨다.

11 나를 대적하여 분노를 불사르셨다. 나를 원수들 중 하나로 여기셨다.

12 그분의 군대들이 함께 와서 길을 쌓는다. 내 장막 주위에 진을 친다.

13 내 형제들을 나에게서 멀리하셨다. 내 아는 자들이 완전히 낯설어졌다.

14 내 친족이 떠났다.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잊었다.

15 내 집의 손님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이방인으로 여긴다. 내가 그들의 눈에 낯선 자가 되었다.

16 내 종을 부르면 대답하지 않는다. 내 입으로 간청해도.

17 내 아내에게 내 숨이 역겹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역겹다.

18 어린 아이들도 나를 멸시한다. 내가 일어나면 나를 향해 말한다.

19 나의 친밀한 친구들이 모두 나를 혐오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돌아섰다.

20 내 뼈가 내 살갗과 살에 붙었다. 나는 이빨 껍질로 피했다.”

욥의 고립 목록. 형제, 아는 자, 친족, 손님, 여종, 종, 아내, 자녀들, 어린 아이들, 친밀한 친구들 — 모두 열거된다. 하나도 빠짐이 없다. 마지막에는 “이빨 껍질로 피했다” — 이것은 ’간신히 살아 있다’는 표현이다. 살갗도 뼈에 붙었다, 몸이 형체만 남았다는 뜻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라

21 “내 친구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라. 나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22 왜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나의 대속자가 살아 있다

23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되면 좋겠다. 두루마리에 새겨지면 좋겠다.

24 철 필로, 납으로, 반석에 영원히 새겨지면 좋겠다.

25 그러나 나는 안다. 나의 대속자(גֹּאֵל, Go’el · 구속자)가 살아 있다는 것을. 그가 마지막에 먼지 위에 서실 것이다.

26 내 살갗 이것이 없어진 뒤에도, 내 살 밖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

27 내가 직접 그분을 보겠다. 내 눈이, 다른 눈이 아니라 내 눈이 그분을 보겠다. 내 콩팥들이 내 품 속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있다” — 고엘(גֹּאֵל)은 구약에서 가족 복권자를 뜻한다. 빚을 갚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사람이다. 룻기의 보아스가 고엘이었다. 욥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누군가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 대속자가 살아 있다. 마지막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고 한다.

이 구절을 둘러싼 해석의 역사는 복잡하다. 히브리어 원문의 “내 살 밖에서(מִבְּשָׂרִי)”가 ‘살을 입은 채로’ 또는 ’살 없이’로 모두 읽힐 수 있다. 부활을 말하는 것인지, 현세에서의 만남을 말하는 것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읽든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겠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구약에서 부활 신앙의 한 자리 중 하나로 읽혀온 이유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1741) 제9번 아리아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는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한다. 욥의 절망에서 솟아난 말이 기독교 음악의 가장 유명한 부활 선언이 되었다.





두려워하라

28 “만약 너희가 말한다면 — ’어떻게 우리가 그를 핍박하겠느냐? 문제의 뿌리가 그에게 있는데’라고 —

29 너희는 칼을 두려워하라. 분노는 칼의 벌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욥이 친구들에게 경고한다. 욥기 마지막 장(42장)에서 이 경고가 현실이 된다.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신다. 욥의 경고는 빗나가지 않았다.

다음 장 — 소발이 두 번째로 말한다. 악인의 즐거움은 짧다.




욥기 20장 — 악인의 즐거움은 잠깐이다


소발의 두 번째 말

1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했다.

2 “그러므로 내 생각들이 나를 대답하게 한다. 내 안의 느낌들 때문에.

3 내 수치를 야기하는 책망을 들었다. 내 깨달음의 영이 내게 대답하게 한다.

4 당신은 이것을 예로부터 압니까? 사람이 땅 위에 세워진 이후로?

5 악인의 승리는 짧습니다. 불경건한 자의 기쁨은 순간입니다.”

소발은 욥의 19장 말에 자극을 받았다. “내 수치를 야기하는 책망” — 욥이 소발을 포함한 친구들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소발은 예로부터 내려온 지혜로 반론한다. 악인의 승리는 짧다.





악인은 높아져도 사라진다

6 “그의 탁월함이 하늘에 닿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더라도,

7 자기 분뇨처럼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를 본 자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8 꿈처럼 날아가고 찾지 못합니다. 밤의 환상처럼 쫓겨납니다.

9 그를 본 눈이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의 자리도 그를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10 그의 아들들이 가난한 자들을 달랠 것입니다. 그의 손들이 그의 재물을 돌려줄 것입니다.

11 그의 뼈들이 젊음으로 가득하더라도, 그 젊음이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습니다.”





악이 달지만

12 “악이 그의 입에서 달콤하고, 혀 아래 숨겨두면,

13 그것을 아끼고 버리지 않고, 입천장 안에 간직하면,

14 그의 밥이 배 속에서 변합니다. 독사의 독이 됩니다.

15 삼킨 재물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빼내십니다.

16 독사의 독을 빨고, 살무사의 혀가 그를 죽입니다.

17 강들을 보지 못합니다. 꿀과 버터가 흐르는 강들을.

18 수고한 것을 돌려주고 삼키지 못합니다. 무역의 이익으로 기뻐하지 못합니다.

19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악이 달다가 독이 된다” — 소발의 가장 생생한 비유다. 악인이 달콤한 악을 입에 물고 즐기지만, 그것이 배 속에서 독으로 변한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독이 된다는 논리다. 이것도 일반 원칙으로는 맞다. 그러나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다.





악인에게 쏟아지는 것들

20 “그의 배가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갑니다.

21 그의 음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번영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22 충만함에서도 그가 좁아집니다. 고통의 모든 손이 그에게 옵니다.

23 배를 채우려 할 때, 그분이 그에게 맹렬한 분노를 보내십니다. 먹는 동안 그를 위해 비처럼 내립니다.

24 철 무기를 피해 달아나면, 놋 활이 그를 꿰뚫습니다.

25 몸에서 화살을 빼내면, 빛나는 화살촉이 쓸개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 그에게 옵니다.

26 그의 모든 어둠이 그를 위해 쌓였습니다. 불어넣지 않은 불이 그를 삼킵니다. 장막에 남은 자를 삼킵니다.

27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땅이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28 그의 집의 소산이 떠내려갑니다. 진노의 날에 쏟아지는 것들이.

29 이것이 하나님이 악인에게 정한 몫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입니다.”

소발은 악인의 종말을 세밀하게 그린다. 배가 만족하지 못하고, 충만함 속에서도 좁아지고,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대적한다. 이것은 신명기적 저주의 언어와 닮았다. 그러나 욥기는 소발의 이 그림이 욥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미 알려주었다 — 1장 1절에서부터.

다음 장 — 욥이 소발에게 마지막으로 응답한다. 악인은 잘 산다. 너희 인과응보 신학이 맞지 않는다.




욥기 21장 — 악인은 왜 잘 사는가


들어라, 그리고 놀라라

1 욥이 대답했다.

2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되게 하라.

3 나를 참아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말한 뒤에도 조롱해도 된다.

4 내 불평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냐? 내 영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는가.

5 나를 보라. 놀라라. 손을 입에 갖다 대라.

6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도 두렵다. 내 살이 떨린다.”

욥이 친구들에게 요청한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놀라라. 놀라움을 강요한다. 욥이 말하려는 것은 친구들의 신학을 뒤집는 관찰이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욥은 확신한다.





악인은 왜 번성하는가

7 “왜 악인들이 삽니까? 오래 살고 강해집니까?

8 그들의 자손이 그들 앞에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눈 앞에 있습니다.

9 그들의 집들은 두려움 없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10 그들의 수소가 어김없이 교미하고, 암소가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냅니다.

11 그들이 양 떼처럼 어린 것들을 내보냅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춤을 춥니다.

12 소고와 수금을 두드리고, 피리 소리를 즐깁니다.

13 행복한 날들을 보내다가, 순간에 스올로 내려갑니다.

14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십시오. 당신의 길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5 전능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습니까?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입니까?’라고.”

욥은 소발의 정반대를 말한다. 소발은 악인의 즐거움이 순간이라고 했다. 욥은 악인들이 오래 살고, 자녀가 번성하고, 가축이 번창하고, 음악을 즐기다가 평안히 죽는다고 말한다. 그것도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것이 욥의 경험에서 나온 관찰이다. 욥기는 이 관찰을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그들의 손에 있지 않다 — 그러나

16 “보라,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악인의 계획이 내게서 멉니다.

17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들의 재난이 그들에게 오는 것이? 분노로 고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18 바람 앞의 검불 같은 것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 같은 것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19 하나님이 그의 죄를 자녀들을 위해 쌓으신다고 말할 것입니까? 그분이 그에게 갚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알 것입니다.

20 그의 눈들이 자기의 멸망을 보아야 합니다. 전능자의 분노를 그가 마셔야 합니다.

21 그의 달들이 다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욥은 잠깐 물러선다. 악인의 행복이 그들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를 반복한다. 악인이 벌을 받는 일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있느냐? 그리고 벌이 자녀에게 돌아간다면 악인이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냐? 욥의 질문은 날카롭다.





너희의 위로는 헛되다

22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분이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23 이 사람은 온전한 번영 속에서 죽습니다. 완전히 평안하고 편안하게.

24 그의 통들이 젖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뼈들의 골수가 촉촉합니다.

25 저 사람은 쓴 영혼으로 죽습니다. 좋은 것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26 그들이 함께 먼지 속에 눕습니다. 구더기가 그들을 덮습니다.

27 보라, 나는 너희 생각들을 안다. 너희가 나를 해치려는 계획들을.

28 너희가 말할 것이다. ’폭군의 집이 어디 있는가?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는가?’라고.

29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들의 이야기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30 악인은 재난의 날을 면한다고. 진노의 날을 피한다고.

31 누가 그의 길을 그에게 선언하겠는가? 누가 그가 행한 것을 갚겠는가?

32 그가 무덤으로 옮겨진다. 무덤에서 감시 받는다.

33 골짜기의 흙덩이들이 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뒤를 따릅니다. 앞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34 그러니 어떻게 너희의 헛된 위로가 나를 위로하겠는가? 너희 대답에는 거짓밖에 없다.”

욥의 마지막 논점은 경험적 통계다. 번영 속에서 죽는 사람과 쓴 영혼으로 죽는 사람이 모두 있다. 그들이 함께 먼지 속에 눕는다. 죽음 앞에서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 욥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냥 본 대로 말한다.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들도 같은 말을 한다.

“너희 대답에는 거짓밖에 없다” — 욥의 친구들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대답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짓’이라고 한다. 적용할 수 없는 원칙은 그 경우에서 거짓이다.

욥기 21장은 1-2차 대화 라운드가 끝나는 지점이다. 3장에서 욥이 태어난 날을 저주한 이후, 세 친구가 각각 두 차례씩 말했고 욥이 그에 응답했다. 친구들의 신학 — 인과응보 — 이 충분히 전개되었고, 욥의 반론 — 경험의 반증 — 도 충분히 전개되었다. 3차 라운드(22-27장)에서 논쟁은 더 격해지고, 28장의 지혜 시편, 29-31장의 욥의 독백, 32-37장의 엘리후, 38-42장의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진다.

다음 장 —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입을 연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죄목을 댄다. 욥이 가난한 자를 착취했다고 말한다.




욥기 22장 — 네 죄가 크지 않느냐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1 엘리바스(Eliphaz · ㉸ 엘리파즈)가 대답하였다.

2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신에게나 유익할 뿐이니라.

3 네가 의로운들 전능하신 이가 기뻐하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무슨 이익이 그에게 있겠느냐?

4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시며 심문하시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겠느냐?”

세 친구 중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말했고(4장), 가장 마지막에도 말한다. 그의 세 번째 발언은 이전 두 번과 달리 직접적 고발이다. 처음에는 암시로, 두 번째는 경고로, 이제는 기소장이다.





죄목을 열거하다

5 “네 악이 크지 않느냐? 네 죄악이 끝이 없지 않느냐?

6 까닭 없이 형제의 물건을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빼앗았도다.

7 피곤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도다.

8 강한 자는 땅을 차지하였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 살았도다.

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이 꺾이게 하였도다.”

엘리바스가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본문 어디에도 욥이 실제로 행했다고 기록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학적 추론으로 구성된 고발이다 — 욥이 고난받고 있다면 죄가 있어야 하고, 죄가 있다면 이런 종류였을 것이다. 엘리바스의 논리는 결론에서 출발하여 전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10 “그러므로 그물이 너를 둘러쌌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너를 곤란하게 하며

11 빛이 어두워져 네가 볼 수 없게 되었고 넘치는 물이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무관심한가

12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으시냐? 뭇별의 높음을 보라.

13 그럼에도 네가 말하기를 —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운 속에서 감찰하시겠느냐?

14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니 그가 보지 못하시겠거니와 그는 하늘 궁창으로 다니신다 하는도다.”

엘리바스는 욥이 내면으로 이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욥은 반대의 불평을 해왔다 —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감찰하신다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7:19). 엘리바스는 욥의 말을 듣지 않고 욥의 죄에 맞는 신학을 구성하고 있다.

15 “네가 옛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들이 밟던 그 길을?

16 그들은 때가 되기 전에 끊어졌고 그 터는 강물에 휩쓸렸느니라.

17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 우리를 떠나라 하며 전능자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느냐 하였도다.

18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니라. 악인들의 계획은 내게서 멀도다.”





돌아오라

19 “의인은 보고 기뻐하겠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으리라.

20 우리 대적이 멸망하였고 그들이 남긴 것은 불에 탔다 하리로다.

21 이제 너는 그와 화목하여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22 청컨대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23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의를 네 장막에서 멀리 하면 다시 세움을 받으리라.”

아이러니는 여기서 날카로워진다. 엘리바스의 권고는 그 자체로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다. 욥이 돌이켜야 할 죄를 실제로 짓지 않았다면, 이 회개 권고는 거짓 고백을 요구하는 셈이다.

24 “금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시냇가의 돌로 여기라.

25 전능자가 네 금이 되시고 네게 보배로운 은이 되시리니

26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것이라.

27 너는 그에게 기도하면 그가 들으시겠고 너는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28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29 사람들이 낮아지거든 네가 높이 들려리라. 겸손한 자를 구하시리니.

30 죄 없는 자는 구출되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구출되리라.”

욥기에서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이다. 그는 42장 7절에서 다시 등장하지만 — 그때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꾸짖음을 받는 자로 선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나의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음 장 — 욥이 응답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사정을 직접 아뢰겠다. 그러나 그분은 동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없다.




욥기 23장 — 그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욥이 말한다

1 욥이 대답하였다.

2 “내가 오늘도 슬프게 원망하니 내가 탄식하여도 내 손에는 힘이 없구나.

3 그가 어디 계신지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의 처소에 이르러

4 내가 그 앞에서 내 사정을 말하고 입으로 변론을 가득히 채우리라.

5 그가 내게 무엇을 대답하시는지 내가 알고 그가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으리라.

6 그가 크신 능력으로 나를 향하여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어주시리라.”

욥의 소원은 소박하다.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만나는 것이다. 법정에 나가는 것처럼 — 변론을 준비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그 결과를 받겠다는 것이다. 욥은 하나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닿지 못하는 것을 고통스러워한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7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나니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으리라.

8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볼 수 없구나.”

히브리 원문에서 동서남북의 방향 표현이 흥미롭다. 동쪽은 ‘앞’, 서쪽은 ‘뒤’, 북쪽은 ‘왼쪽’, 남쪽은 ’오른쪽’이다. 고대 히브리인이 동쪽을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했다는 흔적이다. 욥은 온 우주를 다 돌아보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신의 부재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곳이 욥기 외에는 드물다.

10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리라.

11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짝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내 소중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도다.”

찾지 못한다는 탄식 바로 뒤에 욥은 신뢰를 고백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안다. 이 역설이 욥의 믿음의 질감이다 — 증거 없는 확신이 아니라, 부재 속에서도 놓지 않는 신뢰.





두려움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그를 돌이키랴? 그가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할수록 두렵고 무서우니라.

16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도다.

17 이는 내가 어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도 아니로다.”

23장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끝난다. 신뢰와 공포. 둘 다 진짜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믿는다(10절).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렵다(13절). 하나님의 견고함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공포다. 욥기는 그 두 감각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 장 — 욥은 계속한다. 왜 전능자가 악인을 심판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시는가? 땅 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목록.




욥기 24장 — 어둠 속의 폭력


왜 때를 정해두지 않으시는가

1 “전능자가 때를 정해두지 않으시는데 그를 아는 자들이 어찌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2 어떤 사람은 지계석을 옮기며 양 떼를 빼앗아 먹이며

3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4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의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욥이 고발하는 폭력의 목록은 에스겔이나 아모스 같은 예언자들의 고발장과 닮았다. 땅의 경계를 옮기고, 약자의 가축을 빼앗고, 과부와 고아를 착취한다. 고대 근동에서 지계석(境界石)은 재산의 법적 표지였다. 이를 몰래 옮기는 것은 무력 없이 토지를 빼앗는 행위였다.





가난한 자들의 삶

5 “저들은 들나귀처럼 나가 일하며 먹을 것을 찾아 광야로 나가니 황량한 들이 자기 자녀들의 양식이 되느니라.

6 밭에서 남의 것을 베며 악인들이 남긴 포도를 따며

7 의복이 없어 밤을 지새우며 추위에도 덮을 것이 없으며

8 산의 비에 젖고 피할 것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 묘사는 경제적 착취가 만들어낸 생존의 최하층을 그린다. ’들나귀’는 경계 밖, 경작지 밖의 존재다. 욥은 그들을 그렇게 비유한다. 인간이 들나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문명의 반대를 말한다. 욥이 번영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봤다는 기록(29장)과 대조된다.

9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며

10 가난한 자는 의복이 없이 다니며 주린 자는 곡식 단을 나르지만

11 그들의 담 안에서 기름을 짜고 목말라 하면서 포도즙 틀을 밟느니라.”





어둠 속에 숨는 자들

12 “성 안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부상자의 영혼이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참혹함을 주목하지 않으시느니라.

13 어떤 사람은 빛을 배반한 자로서 빛의 길을 알지 못하며 빛 가운데 머물지도 아니하나니

14 살인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죽이며 밤에는 도둑이 되고

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느니라.

16 어두울 때에는 집을 뚫으나 낮에는 문을 닫고 숨어 있나니 그들은 빛을 싫어함이니라.

17 그들에게는 새벽이 다 흑암과 같도다. 그들은 흑암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이니라.”

빛과 어둠의 대비가 이 단락을 지배한다.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활동하고 빛을 두려워한다. 이 이미지는 요한복음 3:19-20의 ’악한 일을 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말과 평행을 이룬다. 욥기는 이 신학적 언어를 욥기 저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들은 형통하다

18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며 그들의 소유가 땅에서 저주를 받나니 포도원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지 못하리로다.

19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소멸하듯이 스올이 범죄자를 소멸하리니

20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리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로다.

21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를 해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느니라.

22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그들은 일어나도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느니라.

23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한 것을 주고 그들을 지켜주시나 그의 눈이 그들의 길을 살피시느니라.

24 그들은 잠깐 높아졌다가 없어지나니 사라지리라 — 낮아져 다른 모든 사람처럼 되고 곡식 이삭처럼 잘리리로다.

25 가령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이 거짓임을 누가 증명하며 내 말이 아무것도 아니라 누가 반증하겠느냐?”

24장의 구조가 논쟁적이다. 18-24절은 갑자기 어조가 바뀌어 악인의 멸망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부 학자는 이 부분이 욥의 말이 아니라 세 친구 중 하나(소발)의 말로 잘못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문 전달 과정에서 화자 표시가 흐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욥기 25-27장의 화자 귀속 문제는 욥기 연구에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다.



다음 장 — 빌닷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말. 불과 여섯 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가 누가 있겠느냐.




욥기 25장 — 달도 밝지 않다


빌닷의 마지막 말

1 빌닷(Bildad)이 대답하였다.

2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으며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느니라.

3 그의 군대를 어찌 계산할 수 있으랴? 그의 빛이 어느 누구에게 비치지 않겠느냐?

4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겠으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5 보라, 달도 빛나지 아니하고 별도 그의 목전에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6 하물며 구더기인 사람이랴, 벌레인 인자(人子)랴?”

빌닷의 세 번째 말은 여섯 절로 끝난다. 욥기에서 가장 짧은 발언이다. 세 친구의 대화 사이클은 각 사이클마다 짧아진다 — 할 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욥의 항변 앞에서 논거가 소진되는 것이다. 소발(Zophar)은 세 번째 발언 자체를 하지 않는다. 침묵이 하나의 대답이다.

“여자에게서 난 자” — 인간의 출생을 통해 피조물의 한계를 표현하는 이 어구는 신약에도 등장한다. 마태복음 11:11에서 예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한다. 같은 표현이 비하와 존귀를 동시에 담을 수 있다.

‘구더기’와 ’벌레’ — 빌닷은 인간의 가치를 가장 낮은 자리에 두는 것으로 논증을 마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욥기는 1-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다고 기록한다. 사탄 앞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빌닷의 신학과 하나님의 자랑 사이의 간격이 욥기의 핵심 긴장이다.



다음 장 — 욥이 빌닷에게 답한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그리고 욥 혼자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한다.




욥기 26장 — 북쪽을 허공에 펴시다


빌닷에게 답하다

1 욥이 대답하였다.

2 “네가 힘없는 자를 참으로 잘 도왔고 기운 없는 팔을 잘 구원하였구나.

3 지혜 없는 자를 참으로 잘 가르쳤고 풍부한 지식을 참으로 잘 선포하였구나.

4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였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욥의 반어법이 날카롭다. 빌닷이 “힘없는 자”를 도왔다 — 그 힘없는 자가 바로 욥 자신이다. 그러나 도움이 되었느냐? 지식의 풍성함을 선포했다 —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무슨 위안이 되었느냐? 빌닷의 신학은 빌닷에게만 잘 작동한다.





창조의 노래

5 “죽은 자들의 영혼이 떨고 있느니라. 물 아래와 그 속에 있는 것들도.

6 스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멸망의 곳도 가려지지 않느니라.

7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느니라.

8 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싸시나 구름이 그 아래서 찢어지지 않느니라.

9 그는 보름달의 얼굴을 가리시고 그 앞에 구름을 펴시느니라.

10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니 빛과 어둠이 나뉘는 곳이니라.”

7절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 히브리어 차폰(צָפוֹן)은 북쪽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신화에서 신들이 거주하는 성산(聖山)의 이름이다. 우가릿 신화(BC 14세기)에서 바알이 차폰 산에 산다. 욥기 저자는 이 단어를 빌려 하나님이 그 신화적 성소마저 무(無) 위에 거니신다고 말한다. 경쟁 신화를 해체하는 방식이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 고대 세계에서 땅이 기둥 위에 서거나 거대한 존재 위에 얹혀 있다는 신화가 흔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신화 모두 지구를 지지하는 무언가를 상정한다. 욥기는 땅이 허공에 떠 있다고 말한다. 현대 천문학의 발견보다 수천 년 앞선 이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11 “그의 꾸지람으로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무섭게 그들을 보시느니라.

12 그는 그의 권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으며 그의 지혜로 라합을 치셨도다.

13 그의 숨으로 하늘이 빛나니 그의 손이 날쌘 뱀을 찌르셨도다.

14 보라, 이것들은 그의 길의 그 끝이며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어찌 그리 적은가? 그의 큰 우레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닫겠느냐?”

12절 “라합(Rahab)” — 여기서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아니다. 이것은 바다 괴물의 이름이다. 우가릿 신화에서 얌(Yam, 바다)과 동일시되는 혼돈의 존재다. 이사야 51:9도 같은 라합을 언급한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이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셨다는 신화적 언어가 욥기에 여러 차례 등장한다.

14절의 마지막이 강렬하다. 지금까지 서술한 것은 하나님의 ’끝 자락’에 불과하다. 욥은 빌닷보다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면서 동시에 그 위엄의 파악 불가능성을 고백한다. 친구들이 말한 하나님보다 욥이 노래하는 하나님이 더 크다.



다음 장 — 욥의 변론이 계속된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욥기 27장 — 내 의를 놓지 않겠다


맹세

1 욥이 또 말을 이어 가로되,

2 “내 정당함을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3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기운이 내 코 안에 있는 동안에는

4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노라. 나는 죽기 전에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6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겠노니 내 마음이 내 평생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리라.”

욥의 맹세가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자기를 고통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원수를 증인으로 세우는 셈이다.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궁극적 실재다. 하나님이 부당하게 행하셨다고 항변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맹세할 대상이 없다. 이 역설이 욥의 신앙이다.





악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7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8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실 때에 불경건한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9 그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느냐?

10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으며 항상 하나님께 아뢰겠느냐?”

27장 7-23절은 해석이 까다로운 단락이다. 욥이 갑자기 친구들의 논조와 비슷한 말을 한다 — 악인의 멸망을 강조한다. 일부 학자는 이 부분을 빌닷이나 소발의 세 번째 발언이 잘못 배치된 것으로 본다. 욥기 편집 과정에서 화자 표지가 탈락되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학자들은 욥이 전략적으로 친구들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반박한다고 읽는다 — “너희 말대로라면 내 원수에게나 그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11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전능자가 정하신 바를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처럼 헛되이 행동하느냐?”





악인의 몫

13 “이것이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폭군이 전능자에게서 받는 기업이라.

14 그의 자녀가 번성하면 칼을 위한 것이요 그 후손은 먹을 것이 부족하리라.

15 그 남은 자들은 죽어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도 못하리라.

16 그가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17 그가 예비할지라도 의인이 입게 되고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나누리라.

18 그가 지은 집은 나방의 집 같고 파수꾼의 오두막 같도다.

19 그는 부자로 누웠으나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요 눈을 떴으나 더 이상 없구나.

20 두려움이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가느니라.

21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면 그는 가버리나니 그를 원래 있던 자리에서 회오리 쳐 날려버리리라.

22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던져버리시고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는 그의 손에서 힘껏 도망치려 하나

23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 치며 그의 처소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그를 비웃으리라.”



다음 장 — 욥의 긴 변론 한가운데 갑자기 독립된 시 하나가 등장한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금을 캐는 광부도, 깊은 바다를 누비는 배도 지혜를 찾지 못한다.




욥기 28장 —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광부의 노래

1 “은이 나오는 광맥이 있고 금을 제련하는 장소가 있으며

2 철은 흙에서 캐내고 구리는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3 사람이 어둠을 밝혀서 끝까지 탐색하니 어두운 곳과 그늘진 곳에 있는 돌을 캐느니라.

4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수직갱을 팠고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갱도를 파 사람의 발길에서 멀리 흔들려 다니느니라.

5 음식은 땅에서 나오나 땅 아래는 불로 변화되는 것 같도다.

6 그 땅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그 티끌에는 금이 있느니라.

7 그 길을 솔개도 알지 못하며 매의 눈도 발견하지 못하고

8 용맹한 짐승도 그 길을 밟지 않았으며 사나운 사자도 그 길을 지나지 못하였느니라.

9 사람이 단단한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뒤엎으며

10 바위에 수로를 내니 그 눈이 온갖 귀한 것을 보고

11 눈물이 새어 나오지 않게 막고 감추어진 것을 빛으로 내느니라.”

28장은 욥기의 문학적 구조에서 독립적인 시(詩)다. 인물들의 논쟁과 논쟁 사이에 삽입되어, 논쟁이 지향하는 궁극적 질문 — 지혜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가 — 을 정면으로 묻는다. 이 장의 화자가 욥인지 서술자인지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어느 쪽이든, 이 장은 욥기 전체 논쟁의 철학적 심장이다.

광부의 묘사가 정교하다. 수직갱, 갱도, 바위에 낸 수로 — 이것은 고대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의 광산 기술을 반영한다. BC 12세기 이집트의 금광 기록과 비교 가능하다. 사람이 지하 깊이 내려가 어떤 짐승도 가지 않는 곳에서 보석을 캐낸다는 이미지는 인간의 기술적 능력의 경이로움이다. 그러나 이 탁월한 능력이 지혜를 얻게 하지는 못한다.





지혜는 어디 있는가

12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통찰력은 어느 곳에 있는가?

13 그 가치를 사람이 알 수 없고 사람이 사는 땅에서 발견하지 못하는도다.

14 깊은 물이 말하기를 — 그것이 내 안에 없다 하고 바다가 말하기를 — 그것이 내 안에 없다 하느니라.

15 정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달 수 없으며

16 오빌의 금으로도 살 수 없고 귀한 수마노나 사파이어로도 안 되며

17 금이나 유리도 그것에 비하지 못하고 순금 그릇으로도 바꿀 수 없느니라.

18 산호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보다 나으며

19 에티오피아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살 수 없느니라.”

12절의 질문이 핵심이다.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이 28장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 지혜는 광산에도 없고(6-11절), 깊은 바다에도 없고(14절), 어떤 보석으로도 살 수 없다(15-19절). 이 부정의 목록은 잠언의 지혜 찬가(잠언 8장)와 대화한다. 잠언에서 지혜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욥기는 묻는다 —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그 지혜에 어떻게 닿을 수 있는가?





더 깊이 묻다

20 “그러면 지혜는 어디서 오며 통찰력은 어느 곳에 있는가?

21 모든 생물의 눈에서 가려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숨겨졌느니라.

22 멸망과 사망이 말하기를 그 소문을 귀로 들었다 하느니라.

23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고 그가 계신 곳을 아시느니라.

24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두루 살피시며

25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을 되어 가두시며

26 비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번개와 뇌성이 지나가는 길을 정하셨기 때문이라.”

질문이 반복된다(20절). 12절과 동일한 문장이다. 히브리 시의 ‘포개기(inclusio)’ 기법이다. 같은 질문이 두 번 울리는 사이, 지혜를 찾을 수 없는 모든 장소가 열거되었다. 두 번째 질문 이후에야 비로소 대답이 온다 —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지혜는

27 “그 때에 하나님이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도다.

28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통찰력이라 하셨느니라.”

28장의 결론은 욥기의 결론이 아니다. 이 마지막 절은 잠언과 시편이 반복하는 공식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 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욥의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니다.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에 대한 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 28장은 논쟁의 해결이 아니라 논쟁의 틀을 다시 설정한다 — 지혜는 습득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것이라고.



다음 장 — 욥이 지난날을 돌아본다. 하나님이 내 장막을 지키시던 날, 자녀들이 내 곁에 있던 날, 내가 왕처럼 앉던 날.




욥기 29장 — 지난날이 그리울 때


지나간 달들

1 욥이 또 비유의 말을 전하여 가로되,

2 “아, 지난 달들처럼 되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던 그 날들처럼.

3 그의 등불이 내 머리 위에서 빛나고 내가 그 빛을 의지하여 어둠 속을 걸어갔을 때,

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 장막 위에 친밀하게 계시던 때.

5 전능자가 아직 나와 함께 계시던 때, 내 자녀들이 내 곁에 있던 때.

6 내 발이 버터에 잠기고 반석이 내게 기름 내를 흘렸으며

7 내가 성문으로 나가 마을 광장에 내 자리를 잡으면

8 소년들은 나를 보고 물러가고 노인들도 일어서서 서 있었으며

9 방백들은 말을 삼가고 그 입에 손을 얹었으며

10 귀족들도 목소리를 낮추었고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29장은 욥의 회고이다. 이전 것과 지금 것 사이의 거리를 재는 장이다. 성문 광장의 장면이 구체적이다 —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법정이고 시장이며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장로들이 앉아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었다. 욥이 들어서면 어린이들은 물러나고 노인들은 일어선다. 그것이 명예였다.





내가 행했던 일들

11 “귀가 들은 자는 나를 행복하다 하며 눈이 본 자는 나를 위해 증언하였도다.

12 이는 내가 도움을 구하는 가난한 자와 도움이 없는 고아를 구원하였음이라.

13 망하게 된 자도 내게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기뻐 노래하였도다.

14 나는 의를 옷처럼 입었으며 그것이 나의 겉옷과 관이 되었도다.

15 나는 맹인의 눈이 되었고 절뚝발이의 발이 되었도다.

16 나는 궁핍한 자의 아버지였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의 사건을 도왔도다.

17 내가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의 이 사이에서 먹이를 빼내었도다.”

29:12-17은 욥기 31장의 ’결백 선언’과 쌍을 이룬다. 29장에서 욥은 자신이 행한 선을 열거하고, 31장에서 자신이 행하지 않은 악을 열거한다. 맹인의 눈, 절뚝발이의 발 — 이 메타포는 이사야서가 메시아적 회복을 묘사하는 언어(이사야 35:5-6)와 겹친다. 욥은 그 회복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다고 말한다.





기대했던 것

18 “그 때에 나는 생각하기를 — 나는 내 집에서 죽으리라. 내 날들은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19 내 뿌리는 물 있는 데로 뻗고 이슬이 밤새 내 가지에 맺히며

20 내 영광은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새 것이 되리라 하였도다.

21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기다리며 내 교훈에 잠잠하였고

22  내가 말하면 그들이 다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말이 그들에게 빗방울처럼 스며들었도다.

23 그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렸으며 입을 벌리기를 봄비를 맞듯이 하였도다.

24 그들이 실망할 때에 내가 미소를 지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도다.

25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으뜸으로 앉았으며 군대 중의 왕처럼 앉았고 그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자처럼 앉았도다.”

“내 활은 내 손에서 새 것이 되리라” — 활은 고대 근동에서 생기와 권능의 상징이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준 것은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활과 칼로 빼앗은 세겜 땅 한 자락”이었다(창세기 48:22). 욥이 꿈꾸었던 것은 오래오래 강하게 사는 것이었다. 그 기대가 지금의 현실과 얼마나 다른가는 30장이 답한다.



다음 장 — 그러나 이제.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 내 가죽이 검어지고 내 뼈가 불에 타는 듯하다.




욥기 30장 — 그러나 이제


조롱받는 자

1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도 내가 양 떼를 지키는 개들과 함께 두기에 부족하다고 여겼었는데.

2 그들의 힘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그들이 지닌 기력이 무엇이랴?

3 그들은 궁핍과 굶주림으로 쇠잔하여 황폐한 광야와 황량하고 음산한 들을 삼키며

4 덤불 가운데서 짠 나물을 꺾으며 대싸리 뿌리로 음식을 삼았도다.

5 사람들에게 쫓겨나 도적같이 취급받았으며

6 골짜기와 땅 굴속에서, 또한 바위틈에서 살았도다.

7 덤불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며 가시 아래 모여 있었도다.

8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비천한 자들이라 이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30:1의 대비가 충격적이다. 29장의 욥 — 성문에서 일어서는 노인들, 입에 손을 얹는 방백들. 그리고 30장의 욥 — 쫓겨난 사람의 자식들에게 조롱받는 자. 그 아비들도 내 발치의 개보다 못했던 자들이라고 말할 때, 욥의 고통은 사회적 추락의 고통이다. 병고만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9 “이제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나는 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구나.

10 그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며 내 얼굴에 침 뱉기를 거리끼지 아니하는도다.

11 하나님이 나의 활시위를 느슨하게 하사 나를 욕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내 앞에서 고삐를 벗었느니라.

12 이 불량한 무리가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쌓으며

13 내가 통행하는 길을 무너뜨리고 나의 재앙을 더욱 심하게 하려 하며 도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14 그들은 성벽이 무너진 넓은 구멍으로 밀려들어오며 그 황폐한 것을 치고 구르느니라.

15 두려운 것이 나에게 닥치고 내 존귀함이 바람같이 사라지며 나의 복지가 구름같이 지나갔도다.”





뼈가 불에 타는 듯

16 “이제 나의 혼이 쏟아져 내 속에서 사라지는 듯하고 고난의 날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17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통증이 쉬지 않는구나.

18 하나님의 힘으로 내 옷이 뒤틀리며 그 병이 내 옷깃처럼 나를 옭아매는구나.

19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으므로 나는 티끌과 재가 되었구나.”

30:17-19의 신체적 묘사가 구체적이다. 뼈가 쑤시는 밤, 뒤틀리는 옷(피부 변형), 진흙 같은 처지. 이것은 피부병의 증상과도, 전신의 쇠약과도 연결된다. 욥기가 묘사하는 고통이 추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서

20 “주께서 나를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니 내가 일어나도 주는 나를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21 주께서 내게 잔인하게 변하사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시나이다.

22  주께서 나를 바람 위에 올려 태우사 불어서 흔드시고 나를 폭풍 속에서 녹이시나이다.

23 주께서 나를 사망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이니이다.”

30:20은 23장 3절의 거울이다. 23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 변론하기를 원했다. 30장에서 욥은 부르짖었다고 말한다 —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고. 구한다, 있다, 굽어보신다. 그런데 대답하지 않으신다. 그 침묵이 욥의 가장 깊은 고통이다.

24 “그러나 사람이 망하게 될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랴? 그가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랴?

25 나는 삶이 힘든 자를 위하여 울지 아니하였던가? 나의 혼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26 내가 복을 기다렸더니 재앙이 왔으며 빛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도다.

27 나의 속이 끊어지는 듯하여 쉬지 못하나니 나의 환난의 날이 내게 임하였도다.

28 나는 슬픔으로 검게 되었으나 불에 탄 것은 아니요 나는 회중에서 일어나 부르짖는도다.

29 나는 들개의 형제요 타조의 친구로다.

30 나의 가죽은 검어졌고 나의 뼈는 열기로 타느니라.

31 나의 수금은 슬픔 소리를 내고 나의 피리는 우는 자의 소리를 내는도다.”

“들개의 형제, 타조의 친구” — 들개와 타조는 고대 근동 문학에서 황폐한 곳의 상징이었다. 이사야 13:21, 34:13 등에서도 황폐해진 도시에 이것들이 산다고 묘사된다. 욥은 자신이 문명의 중심에서 황야의 피조물들 사이로 밀려났다고 느낀다. 29장의 왕 같은 앉음(29:25)과 30장의 들개의 형제 사이의 거리가 욥기의 가장 긴 추락이다.



다음 장 — 욥의 결백 선언. 내가 이것을 했다면, 저것을 했다면 — 그러한 저주가 내게 내리기를. 고대 부정 고백의 형식으로 삶 전체를 펼쳐놓는다.




욥기 31장 — 결백의 맹세


눈과의 계약

1 “내가 내 눈과 계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처녀에게 시선을 줄 수 있겠느냐?

2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가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3 불의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화가 아니냐?

4 그가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31장의 문학적 형식은 ‘조건부 저주(conditional self-imprecation)’다. 히브리어로 ’임(אִם)’ — “만약 내가 ~했다면, ~한 벌이 내게 임하기를”이라는 구조다. 이 형식은 이집트의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 125장에 나오는 ’42가지 부정 고백(Negative Confession)’과 구조적으로 닮았다. 이집트에서는 사후 재판정에서 죽은 자가 각종 죄를 짓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욥은 살아있는 자로서 동일한 고백을 한다 —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목별 부정

5 “내가 거짓을 걷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속임수 쪽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6 그가 나를 올바른 저울로 달아보실지니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온전함을 아시리라.

7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무슨 흠이 붙었다면

8 내가 심은 것을 남이 먹어도 좋고 나의 소생도 뽑히기를 바라나이다.

9 만일 내 마음이 여자를 향하여 유혹되어 내 이웃의 문에서 엿보았다면

10 내 아내가 남의 맷돌을 갈기도 하며 다른 남자들이 그녀와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11 그것은 분노가 임할 죄악이니 사법적 처벌을 받을 죄로다.”

1절에서 욥은 눈의 욕망으로 시작하여(간음의 근원), 9-10절에서 실제 간음에 이른다. 죄의 계단을 내려가는 구조다. 욥이 이 두 단계 모두를 부정한다. 예수의 산상수훈(마태복음 5:28)에서도 마음의 간음을 눈으로 연결시킨다. 욥기가 먼저다.

12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불이라 내 모든 소득을 불사를 것이니라.

13 만일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다투는 데에 내가 그들의 권리를 무시했다면

14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가 나를 심문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15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들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우리를 태 속에서 한 분이 지으신 것이 아니겠느냐?”

13-15절이 욥기에서 가장 혁명적인 단락 중 하나다. 욥은 종의 권리를 인정한다. 주인과 종을 같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논리로. 고대 근동에서 종은 법적으로 재산이었다. 종의 ’권리’를 말하는 것 자체가 당시 사회 규범의 경계를 넘는 선언이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향한 맹세

16 “내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으며 과부의 눈이 실망하게 하지 않았으며

17 나만 혼자 먹고 고아는 먹이지 않았던가?

18 실상은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처럼 고아를 돌보았으며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이래로 과부를 이끌었노라.

19 내가 의복 없이 죽게 된 자를 보았거나 덮을 것 없는 가난한 자를 보았을 때

20 내가 그에게 양털로 옷을 입히지 않았다면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었겠느냐?

21 만일 나에게 성문에서 도움이 있는 것을 보고 고아를 해치려고 손을 들었다면

22 내 팔이 어깨에서 빠지고 내 팔이 뼈마디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나이다.”





땅과 은에 대한 맹세

23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두렵고 그의 위엄으로 인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도다.

24 만일 내가 금을 내 신뢰의 근거로 삼고 순금에게 말하기를 — 너는 나의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 만일 내가 내 재산의 많음과 내 손이 많이 얻었다고 기뻐하였다면

26 만일 내가 빛나는 해를 보고 달이 밝게 운행하는 것을 보고

27 내 마음이 은혹하여 입맞춤을 보냈다면

28 이는 분명히 처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이다.”

26-27절은 천체 숭배를 가리킨다. 태양과 달에게 손을 입에 대고 입맞추는 것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행해진 경배의 몸짓이었다. 욥은 이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맹세한다. 욥의 결백 선언은 종교적 순결까지 포함한다.





원수와 나그네에 대한 맹세

29 “만일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앙을 만날 때에 기꺼워하였다면

30 나는 실로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노라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도다.

31 내 집 사람들도 말하지 않았느냐 — 그의 고기로 배불리지 못한 자가 누구인가?

32 나그네가 밖에 머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를 위하여 내 문을 열어두었도다.”





숨긴 것이 없다

33 “혹 아담처럼 내가 나의 허물을 숨겨서 내 죄악을 내 품에 감추었다면

34 내가 무리를 두려워하고 족속의 멸시가 내게 두려워서 내가 잠잠하고 문 밖에 나가지 않았다면.

35 아, 나를 청취하는 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대답해 주시기를! 나의 대적자가 소송장을 기록하였다면

36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내 머리에 묶었으리라.

37 내가 나의 발걸음의 수를 그에게 알리고 마치 군왕처럼 그에게 나아갔으리라.

38 만일 내 땅이 나를 향해 부르짖고 그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39 만일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었거나 그 토지 주인들의 생명을 끊어 마음에 상하게 하였다면

40 밀 대신에 가시덤불이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기를 바라노라.”

욥의 말이 끝났다.

31장의 구조는 고대 결백 선언의 가장 정교한 형태 중 하나다. 눈(1절) → 정직(5절) → 간음(9절) → 종의 권리(13절) → 빈자 돌봄(16절) → 재물 신뢰(24절) → 천체 숭배(26절) → 원수 저주(29절) → 나그네 환대(32절) → 땅(38절). 삶의 모든 관계 영역을 순서대로 훑는다.

35-37절이 이 장의 절정이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 법정 언어다. 욥은 자기 진술에 서명한다. 상대가 고소장을 낸다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왕관처럼 쓰고 나아가겠다고 한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이다. 결백에 대한 확신이 이 정도 크기에 이르렀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다. 이제 하늘이 말할 차례다.



다음 장 — 세 친구의 침묵 뒤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젊은 엘리후, 분노로 가득하여 오래 기다려온 자.




욥기 32장 — 젊은이의 분노


세 친구가 침묵하다

1 욥이 자신을 의롭게 여기므로 세 사람이 욥과 대화하기를 그쳤다.

2 그 때 람(Ram) 족속 부스(Buz) 사람 바라겔(Barachel)의 아들 엘리후(Elihu)가 분노하였다.

그가 욥에게 노한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3 또 세 친구에게도 노한 것은 그들이 욥을 정죄하기만 하고 그 대답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4 엘리후는 그들보다 나이가 어린 까닭에 욥이 말하기를 기다렸다가,

5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분노하였다.

욥기의 가장 큰 학술 논쟁 중 하나는 엘리후의 위치다. 32-37장의 엘리후 담화는 욥기의 다른 곳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 서두에도, 하나님의 회오리바람 응답에도, 42장의 회복 장면에도 엘리후라는 이름이 없다. 문체도 다르고(히브리어에 아람어적 특징이 더 강하다), 욥기 전체 구조에서 엘리후 담화를 제거해도 논리가 이어진다. 이를 근거로 많은 학자가 엘리후 담화를 후대 삽입으로 본다 — 세 친구의 신학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후대 편집자가 추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리후 담화가 고난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해석하는 독특한 신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을 추가하는 의도적 배치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이 논쟁은 아직 결론이 없다.





엘리후가 말한다

6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나이 어리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뒤로 물러서서 내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노라.

7 나는 생각하기를 — 날이 많으면 말해야 하겠고 나이 많음이 지혜를 가르치겠다 하였노라.

8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그들에게 통찰을 주느니라.

9 장로가 다 지혜롭지 않으며 노인이 다 공의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엘리후의 도입 논거가 흥미롭다.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과 숨결이 통찰을 준다고 말한다. 이것은 새로운 권위 근거다 — 경험이나 전통이 아닌 신적 영감. 엘리후는 이 근거로 노인들이 실패한 자리에 자신이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다렸다

11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동안 기다렸노라. 당신들이 말을 찾는 동안 당신들의 논거를 귀 기울였노라.

12 내가 당신들을 주의 깊게 들었더니 보라, 욥을 꺾거나 당신들 가운데서 그의 말에 답한 자가 없구나.

13 당신들이 말하지 말라 —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14 이제 욥이 나를 향하여 말하지 않았고 나도 당신들의 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15 그들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 말이 그들을 떠나버렸도다.

16 그들이 말없이 서 있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 기다리겠느냐?

17 나도 내 몫을 대답하겠으며 나도 내 의견을 내놓겠노라.

18 나는 할 말이 가득하고 속에 기운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이라.

19 보라, 내 속은 포도주처럼 터지려 하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 같도다.

20 내가 말해야 쉬겠고 입을 열어 대답해야겠노라.

21 나는 아무 편도 들지 않겠으며 아무에게도 아첨하지 않겠노라.

22 아첨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들어가게 하시리라.”

“새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 같다” — 예수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마태복음 9:17). 엘리후의 이 비유가 그 언어의 배경에 있다. 억제된 말, 터지려는 생각 — 이 에너지가 32장을 가득 채운다. 이후 네 개의 장에서 엘리후의 말이 쏟아진다.



다음 장 — 엘리후가 욥에게 직접 말한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병으로, 고통으로 사람을 가르치신다.




욥기 33장 — 고난이 가르친다


욥에게 직접 말한다

1 “그러나 욥이여, 이제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라.

2 보라, 나도 내 입을 열었고 내 혀가 내 입 안에서 말을 하고 있노라.

3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며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순수하게 말하리라.

4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5 네가 할 수 있거든 내게 대답하라. 나를 대항하여 네 주장을 준비하여 내 앞에 서라.

6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와 같은 형편이니 나도 흙으로 빚음을 받았도다.

7 그러므로 내가 너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내 손이 너를 무겁게 누르지도 않으리라.”

세 친구는 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엘리후는 다르게 시작한다 —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이라고, 너를 두렵게 하지 않겠다고. 접근 방식의 차이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시작이 이후 엘리후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욥이 한 말

8 “그러나 네가 내 귀에 말했으니 내가 그 소리를 들었도다.

9 나는 죄 없고 잘못이 없으며 나는 결백하고 죄악이 없다 하였고

10 하나님이 나에게 대적할 구실을 찾으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하였으며

11 그가 내 발을 차꼬에 채우시며 내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12 “이에 대하여 내가 네게 대답하노라. 이 점에서 너는 옳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13 네가 어찌하여 그와 싸우느냐? 그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하나도 대답하지 않으심은 어찌함이냐?

14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하시되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도다.

15 사람이 침상에 누울 때나 깊이 잠들었을 때 꿈을 꾸는 중에 밤에 이상 중에 말씀하시느니라.

16 그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인치느니라.

17 이것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를 교만에서 구원하시려 함이니라.”

엘리후의 신학이 세 친구와 다른 지점이 여기다. 세 친구에게 고난은 과거의 죄에 대한 응보였다. 엘리후에게 고난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다. 이 신학은 히브리서 12:5-11에서 기독교 전통으로 이어진다 —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답은 아니다. 욥의 경우, 고난이 시작된 이유가 욥기 1-2장에서 이미 다른 것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18 “그가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칼에 의해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19 혹은 고통이 그의 침상 위에서 일어나 꾸짖음을 받고 그의 뼈들이 끊임없이 아파도

20 그의 생명이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좋아하는 먹음을 싫어하며

21 그의 살이 빠져 볼 수 없이 되고 전에 보이지 않던 뼈들이 드러날 것이라.

22 그의 혼이 구덩이에 가까이 이르고 그의 생명이 죽음의 사자들에게 가까이 가느니라.”





중보자가 있다면

23 “그 때에 만일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자 곧 천 명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의인이 있어 그 사람이 올바른 것을 그에게 보여 주시면

24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다 하시리니

25 그의 살이 어린 아이보다 새로워지며 그가 젊음의 날로 돌아가리라.

26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니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의로움을 다시 돌려 주시느니라.

27 그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기를 —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셨고

28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엘리후가 언급하는 ’중보자’는 9:33에서 욥이 소원했던 ’중재자’와 겹친다. 욥은 그런 자가 없다고 탄식했다. 엘리후는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기독교 전통은 이 중보자를 그리스도의 예표로 읽어왔다. 그러나 욥기 본문 자체의 의도는 그보다 덜 확정적이다 — 엘리후는 이론적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29 “실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두 번, 세 번이라도 사람과 함께 행하시나니

30 이는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돌이켜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31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32 만일 네게 할 말이 있으면 내게 대답하라. 말하라. 나는 네가 의롭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니라.

33 만일 없으면 나에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를 네게 가르치리라.”



다음 장 — 엘리후가 계속한다. 하나님의 정의에 관하여.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지 않으신다.




욥기 34장 — 하나님이 어찌 불의를 행하시겠느냐


지혜로운 자들에게 호소하다

1 엘리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2 “지혜로운 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며 아는 자들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3 입이 음식을 맛봄같이 귀가 말을 감별하나니

4 우리가 공의를 가리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알아보자.

5 욥이 말하기를 — 나는 의로우되 하나님이 내 정당함을 박탈하셨다 하며

6 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로 여겨지고 내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나 허물이 없다 하느니라.”

엘리후가 이번에는 욥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한다. 법정적 분위기다. 욥의 말을 인용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개적으로 검토한다. 욥의 주장은 간단하다 — 나는 의롭고,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무시하신다. 엘리후는 이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7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조롱을 물마시듯 하며

8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리고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9 말하기를 —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여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다

10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전능자는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느니라.

11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일을 따라 갚으시고 각각 그의 길에 따라 보응하시기 때문이라.

12 참으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느니라.

13 누가 그에게 땅을 주셨으며 누가 온 세계를 그에게 맡겼느냐?

14 만일 그가 자신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시며 자기 영과 기운을 거두어 가시면

15 모든 육체는 함께 쇠망하며 사람들은 티끌로 돌아가리라.”

엘리후의 핵심 논거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주장은 욥기의 신학적 문제와 직접 부딪힌다. 욥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의인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 그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지는 욥기가 답하지 않는 질문이다. 엘리후는 이 문제를 알지 못한 채 — 1-2장의 하늘 회의를 모른 채 — 논증한다.





왕들도 그 앞에

16 “만일 네가 이해력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라. 내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17 공의를 미워하는 자가 어찌 다스릴 수 있겠느냐? 어찌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정죄하겠느냐?

18 어찌 왕에게 쓸모없다 하겠으며 귀족들에게 악하다 하겠느냐?

19 그는 지도자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나니 가난한 자보다 부자를 더 대접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모두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가 됨이니라.

20 그들은 순식간에 죽나니 밤중에 백성들이 요동하다 사라지고 권세 있는 자도 손을 대지 않아도 옮겨지느니라.”





그분은 아신다

21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감찰하시고 그의 걸음을 다 보시기 때문이라.

22  그러므로 악행자가 몸을 숨길 어둠도 사망의 그늘도 없느니라.

23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에 넘기시려고 오랫동안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시느니라.

24 그는 강한 자를 조사 없이도 꺾으시며 다른 자를 그 자리에 세우시느니라.

25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에도 그들을 뒤집어엎어 부수시며

26 그들을 악하다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치시나니

27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떠나 그의 모든 길을 생각하지 않았음이라.

28 그들이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이르게 하니 그가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느니라.”





욥에게 돌아오다

29 “그가 잠잠하시면 누가 정죄하겠으며 그가 얼굴을 숨기시면 누가 볼 수 있겠느냐? 민족에게나 사람에게나 그것은 같도다.

30 이는 경건치 않은 자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가 없도록 하려 하심이니라.

31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말하였나이다 — 내가 벌을 받았사오니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32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악한 것을 행했으면 다시는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33 네가 싫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뜻대로 갚으시겠느냐? 너는 스스로 선택하라. 내가 아니니 네가 아는 것을 말하라.

34 지각 있는 사람들은 내게 말하겠고 내 말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35 욥이 지식 없이 말하였으며 그의 말에 지혜가 없다 하리라.

36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대답이 악인처럼 하기 때문이라.

37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 가운데서 손뼉 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말을 많이 하는도다.”

34장은 엘리후의 가장 날 선 발언이다. 마지막에 욥이 죄에 반역을 더했다고 비난하고, 끝까지 시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세 친구의 언어와 다르지 않다. 엘리후가 33장에서 “너를 두렵게 하지 않겠다”고 시작했으나, 34장 끝에서는 욥을 ’악인’과 같다고 분류한다. 그러나 42:7에서 하나님은 세 친구만 꾸짖고 엘리후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논쟁이다.



다음 장 — 엘리후가 묻는다. 너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무엇을 더하며, 너의 죄가 그에게 무엇을 해치겠느냐?




욥기 35장 — 네 의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하랴


욥의 주장을 다시 짚다

1 엘리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2 “네가 이것을 옳다고 여기느냐 네가 말하기를 — 내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더 크다고 하느냐?

3 네가 말하기를 —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죄 짓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느니라.”

엘리후가 욥의 말을 다시 인용한다. 욥이 실제로 한 말(7:20, 9:30-31, 10:3)을 압축한 것이다. 욥의 핵심 호소는 이것이었다 — 의로움과 보상 사이에 연결이 없다면, 의로움의 의미가 무엇이냐? 엘리후의 답은 질문 자체를 뒤집는다.





하늘을 보라

4 “내가 네게 대답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한 친구들에게도 대답하겠노라.

5 하늘을 우러러보고 너보다 높이 있는 구름들을 바라보라.

6 네가 범죄하면 그에게 무엇을 하겠으며 네 죄가 많으면 그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7 네가 의로우면 그에게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겠느냐?

8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이 있으며 네 의로움도 인자에게나 영향이 있느니라.”

35장의 핵심 논증이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서 인간의 의나 죄가 그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신학은 한쪽으로는 맞다 —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을 극단적으로 밀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 하나님이 인간사에 무관심한 분이 되어 버린다. 욥기 1-2장은 정반대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그를 자랑스러워하며, 사탄과 내기를 수락한다.





왜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는가

9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므로 부르짖고 강한 자들의 팔이 가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움을 외치지만

10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고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자가 없으며

11 땅의 짐승보다 우리를 더 가르치시고 공중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드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자가 없도다.

12  거기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시나니 이는 악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

13 진실로 하나님은 허탄한 것은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그것을 살펴보시지 않느니라.

14 하물며 네가 말하기를 — 하나님을 뵙지 못하겠다 하느냐? 사건이 그 앞에 있으니 너는 그를 기다릴지니라.

15 그러나 그는 진노하시지 않으시며 벌을 심하게 내리지도 않으시는도다.

16 그러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고 지식 없이 말을 번성케 하는도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이” — 35:10의 이 표현이 아름답고 외롭다. 고통 속에서도 노래를 줄 수 있는 분을 찾지 않는다고 엘리후는 비판한다. 욥기 30:31에서 욥의 수금은 슬픔 소리를 낸다. 밤의 노래와 슬픔의 수금 — 두 이미지가 35장과 30장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엘리후의 35장 결론이 흥미롭다. 응답이 없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교만과 지식 없음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욥기는 1:1에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했다. 엘리후의 진단이 욥기의 전제와 맞지 않는다.



다음 장 — 엘리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이 시작된다. 자연 속의 하나님 — 비와 천둥, 번개와 바람.




욥기 36장 — 비가 내리는 이유


아직 말이 남았다

1 엘리후가 또 말을 이어 가로되,

2 “나를 잠깐 참으라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직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음이니라.

3 내가 내 지식을 멀리서 빌어오고 나를 만드신 이에게 의를 돌리겠노라.

4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없나니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네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5 “하나님은 힘이 세시나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며 그의 통찰력이 크시도다.

6 그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주시느니라.

7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며 왕들과 함께 그들을 왕좌에 앉히사 영원히 존귀하게 하시느니라.

8 혹시 그들이 쇠사슬에 매여 환난의 줄로 묶이면

9 그는 그들의 행위와 죄악의 교만함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10 교훈을 듣기 위하여 그들의 귀를 여시고 악에서 돌이키도록 명하시느니라.

11 만일 그들이 순종하고 섬기면 그들의 날은 형통하고 해는 복되리라.

12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화살에 맞아 죽으며 지식이 없어 죽으리라.”

엘리후의 신학은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다. 고난은 경고이고, 경고에 귀 기울이면 회복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것이 교육적 고난론이다. 신약의 히브리서 12:5-11이 이 논거를 이어받는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 이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은 — 하나님이 이미 욥을 정직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그 사실을 모른다.





경건치 않은 자의 분노

13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품나니 그가 쇠사슬로 묶을 때에도 도움을 부르짖지 않는도다.

14 그들의 혼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목숨은 남색하는 자들과 함께 끝나리라.

15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를 고난에서 건지시되 압박 당할 때에 그들의 귀를 여시느니라.

16 또 너를 곤경에서 구원하여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니 네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17 그러나 네가 악인의 심판에 가득 찼으므로 심판과 옳음이 네 손에 달렸노라.

18 분노가 너를 유혹하여 잘못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큰 뇌물이 너를 그릇되게 하지 않도록 하라.

19 네 부르짖음이 고통 없이 네 힘의 모든 노력들로 줄 세워졌느냐?

20 백성들이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라질 그 밤을 열망하지 말라.

21 고난이 네가 선택한 것보다 낫거늘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위대하신 하나님

22 “하나님은 높으신 가운데 힘을 나타내시나니 누가 교사로서 그와 같겠느냐?

23 누가 그에게 그의 길을 규정하겠으며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겠느냐?

24 사람들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나니 너도 그 일을 찬양하기를 기억하라.

25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느니라.”





구름과 비의 노래

26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나이는 셀 수 없느니라.

27 그가 물방울들을 끌어올리시니 비가 안개로 증류되어

28 구름에서 쏟아지나니 구름이 많은 사람들 위에 내리뿌리느니라.

29 구름들의 퍼짐과 그의 초막의 우렛소리를 누가 이해하겠느냐?

30 보라, 그가 자기 주위에 번개를 뻗치시며 바다의 밑바닥들을 덮으시느니라.

31 이것으로 그는 민족들을 심판하시며 먹거리를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32 그가 두 손으로 번개를 쥐시고 과녁을 맞히도록 명하시느니라.

33 그가 다가옴을 폭풍이 알리고 짐승들도 폭풍이 일어남을 알더라.”

36장 후반부(26-33절)는 엘리후의 자연 신학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이 자연 신학은 37장으로 이어지고,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회오리바람에서 말씀하실 때 더 웅장한 버전으로 전개된다. 엘리후의 자연 묘사는 38장의 예비다 — 같은 소재를, 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언급한다.



다음 장 — 엘리후의 마지막 말. 천둥과 번개, 눈과 폭풍.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자기 지혜를 드러내신다.




욥기 37장 — 천둥이 울리고 눈이 내리다


천둥 소리

1 “이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두려워서 떨리며 그것이 자기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구나.

2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요동하는 것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3 그는 그것을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그의 번개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4 그 후에 천둥 소리가 울리고 그가 위엄 있는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는 번개가 치는 것을 막지 않으시느니라.

5 하나님은 이상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시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느니라.

6 그가 눈에게는 — 땅에 내리라 명하시며 소나기에게는 — 많이 쏟아지라 명하시느니라.

7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을 막으시니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이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8 그러면 짐승들은 굴 속으로 들어가 그 둥지에 웅크리고 있느니라.”

천둥과 번개 앞에서 마음이 떨린다는 엘리후의 고백이 37장을 시작한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공학적 서술이 아니다. 두려움과 경이의 고백이다. 이 감각이 38-39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올 때 욥에게 요구될 것이다.





눈과 폭풍

9 “폭풍은 그 밀실에서 오고 추위는 북풍에서 오며

10 하나님의 입김에 얼음이 생기고 넓은 물이 굳어지느니라.

11 또한 그가 빽빽한 구름에 물을 실으시고 번갯구름을 퍼지게 하시느니라.

12 그것이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방으로 돌며 온 세계 위에서 그것들이 처리하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13 그는 순종을 위하여 또는 땅을 위하여 또는 자비를 위하여 그것들이 임하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서서 보라

14 “욥이여, 이것을 들으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이상한 일들을 묵상하라.

15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명을 내리시고 그의 구름의 번개로 빛을 발하게 하심을 네가 아느냐?

16 구름들이 완전한 지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음을 네가 아느냐?

17 땅이 남풍으로 더울 때에 네 의복이 어찌하여 더운지 네가 아느냐?

18 너는 그를 도와 하늘을 펴서 녹여 부은 거울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서서 보라” — 엘리후의 말이 이제 명령형이다. 멈추어 서서 바라보라. 이것이 자연 신학의 첫 번째 요구다. 분석하거나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라. 이 요구는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의 예비다 —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질문들도 욥에게 멈추어 서서 보라고 요청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신다

19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라. 우리는 어둠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뢸 수 없노라.

20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에게 전해지겠느냐? 사람이 삼켜지기를 바라겠느냐?

21 이제 바람이 지나가 하늘을 맑게 하면 빛이 북쪽에서 온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겠느냐?

22 하나님께는 황금 같은 광채가 있으며 그는 놀라운 위엄으로 둘러싸여 계시느니라.

23 전능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며 그의 힘과 공의가 너무 크니 그는 또한 사람을 억압하지 않으시느니라.

24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느니라.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도 모두 다 그를 보지 못하느니라.”

37:24로 엘리후의 발언이 끝난다. 엘리후의 마지막 말 —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도 모두 다 그를 보지 못한다.” 이 겸손은 아이러니하다. 엘리후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명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인간의 설명이 끝나는 자리에서 신의 목소리가 시작된다.



다음 장 —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장 — 네가 어디 있었느냐


회오리바람에서

1 그 때 여호와가 회오리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2 “지식도 없는 말로 내 계획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회오리바람이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오신다.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오셨고(열왕기상 19:12), 여기서는 폭풍으로 오신다. 욥기의 하나님은 조용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날카롭다 — “지식도 없는 말로.” 욥의 항변이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보다 더 옳게 말했다고 하신다. 이 긴장이 욥기의 신학적 복잡성이다.

38-41장의 야훼 말씀은 욥기에서 가장 시적으로 고밀도인 단락이다.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는다. 대신 창조의 광대함, 자연의 신비, 야생의 질서를 하나씩 제시한다. 이것을 ’답이 아닌 답’이라고 부른다. 질문을 해소하는 대신 질문을 다른 차원으로 옮긴다.





땅의 기초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5 누가 그것의 크기를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또는 누가 그 위에 측량 줄을 띠었는지

6 그 주축들은 어디에 박혔으며 모퉁이 초석을 누가 놓았느냐?

7 그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신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를 질렀느니라.”

창조의 시작 장면이다. 기초를 놓고, 크기를 정하고, 줄을 띠고, 초석을 세운다 — 건축의 언어로 우주를 묘사한다.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신의 아들들이 기뻐서 소리쳤다 — 우주적 예배의 이미지다. 이 창조가 일어났을 때 욥은 없었다. 욥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없었다.





바다의 경계

8 “바다가 그 원천에서 나올 때에 누가 문으로 막았느냐?

9 그 때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어두운 구름으로 강보를 삼았으며

10 내가 한계를 그어 놓고 문과 빗장을 세워 놓았느니라.

11 내가 말하기를 —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거기서 네 큰 파도가 멈출 것이라 하였도다.”

바다는 고대 근동 신화에서 혼돈의 세력이었다. 우가릿 신화의 얌(Yam)이다. 욥기의 하나님은 그 바다에 경계를 긋는다.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것이 창조 신학의 핵심이다 — 하나님이 혼돈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두었다. 혼돈과 질서가 경계를 가지고 공존한다.





새벽과 죽음

12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을 내렸으며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게 하였느냐?

13 이는 새벽이 땅 끝을 잡고 악인들을 거기서 떨쳐내려 함이라.

14 땅이 진흙에 인 도장처럼 변하고 옷처럼 그 빛깔이 뚜렷하게 되나니

15 악인들에게서 그들의 빛이 빼앗기며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새벽이 땅을 뒤집으면서 밤에 활동하던 악인들을 떨쳐낸다는 이미지다. 자연 현상이 도덕적 질서와 연결된다. 그러나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묘사다. 하나님은 왜 새벽이 그러한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장엄하게 펼친다.

16 “네가 바다의 원천에까지 들어갔으며 깊은 곳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17 사망의 문이 네게 드러났으며 사망의 그늘진 문을 보았느냐?

18 땅의 너비를 아느냐? 이를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빛과 어둠

19 “빛이 어디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이 어디냐? 어둠이 있는 곳이 어디냐?

20 네가 그 경계에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것이 있는 집으로 통하는 길을 알겠느냐?

21 네가 그 때에 태어났느냐? 네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눈과 우박의 창고

22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으며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23 이것은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싸움의 날을 위하여 남겨 둔 것이라.

24 빛이 흩어지는 곳이 어디 있느냐? 동풍이 땅 위에 흩어지는 곳이 어디냐?

25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내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었느냐?

26 누가 사람이 없는 땅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27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시어 싹이 나게 하느냐?

28 비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 방울들은 누가 낳았느냐?

29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나왔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30 물이 돌처럼 굳어지고 깊은 물의 표면이 얼어붙느니라.”





별들의 이름

31 “너는 플레이아데스(Pleiades)를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Orion)의 매인 것을 끌 수 있느냐?

32 너는 별자리를 때를 따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북두칠성과 그 곁의 별들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33 네가 하늘의 규칙을 알았느냐? 하늘의 명령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할 수 있겠느냐?”

플레이아데스(묘성)와 오리온 — 이 별자리들이 욥기에 세 번 등장한다(9:9, 38:31). 고대 근동에서 이 별자리들은 농사력과 계절의 표지였다. 하나님이 묻는다 — 이 별들을 묶거나 풀 수 있느냐?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인간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욥은 이미 그 질서 안에 태어난 존재다.





구름과 먼지

34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이어 많은 물이 너를 덮을 수 있겠느냐?

35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면 그것이 네게 말하기를 —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겠느냐?

36 가슴 속에 지혜를 두신 이가 누구이며 마음 속에 통찰을 주신 이가 누구냐?

37 누가 지혜로 구름들을 세겠으며 누가 하늘에 물 담은 자루를 기울이겠느냐?

38 먼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땅덩이가 서로 달라붙을 때에.”





사자의 먹이

39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찾아줄 수 있겠느냐? 젊은 사자들의 주린 것을 채워줄 수 있겠느냐?

40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 있을 때나 수풀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에.

41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이가 없어서 방황할 때에 누가 그것들을 위하여 먹이를 준비하느냐?”

38장은 우주(4-21절) → 기상(22-30절) → 별(31-33절) → 먹이사슬(39-41절)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장 거대한 것에서 가장 작은 생물의 배고픔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우주의 기초에서 까마귀 새끼 한 마리의 먹이까지 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범위다. 욥은 이 범위 안에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다.



다음 장 — 야생 동물들이 등장한다.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피조물들.




욥기 39장 — 길들지 않은 것들


들나귀와 들소

1 “산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를 네가 보았느냐?

2 그것들이 몇 달이 차서야 해산하는지 알며 그 해산할 때를 아느냐?

3 그것들은 몸을 굽혀 새끼를 낳으니 고통이 사라지느니라.

4 그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들에서 커나가며 떠나가면 돌아오지 않느니라.”

39장은 야생 동물들의 목록이다.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생명들 — 산 염소의 출산 시기를 인간은 모른다. 자연은 인간의 관리 없이 작동한다. 이 관찰이 하나님의 논증의 핵심이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이미 충분히 질서 있게 운영된다. 그 운영자가 누구인가.

5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았으며 누가 들나귀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6 내가 광야를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의 살 곳으로 삼았느니라.

7 그것은 성읍의 소란을 비웃으며 마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8 산들을 향하여 돌아다니며 모든 풀을 찾아다니느니라.”

들나귀는 문명의 경계 밖에 있다. 성읍의 소란을 비웃는다. 마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 피조물은 인간 문명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욥기의 이 관점은 인간중심주의와 거리가 있다.

9 “들소가 기꺼이 너를 위하여 섬기겠으며 네 구유 곁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10 네가 줄로 들소를 밭이랑에 묶어둘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네 뒤를 따라 골짜기를 갈 수 있겠느냐?

11 그것이 강하다고 네가 믿겠느냐? 네 힘든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12 그것이 네 종자를 집으로 옮겨오며 네 타작 마당에서 거두어 모을 것이라고 믿겠느냐?”





타조의 기이함

13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펴나 그 날개와 깃털이 학과 같겠느냐?

14 그것은 알을 땅에 버려 흙에서 따뜻하게 하며

15 발에 밟힐 것과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잊어버리고

16 그 새끼를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하며 그 수고가 헛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나니

17 이는 하나님이 그것에게 지혜를 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에게 통찰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18 그러나 그것이 몸을 일으켜 달릴 때에는 말과 그 탄 자를 비웃느니라.”

타조는 욥기에서 가장 이상한 피조물이다. 알을 땅에 놓고 잊어버리며, 새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 그러나 달릴 때는 말과 기수를 비웃는다. 하나님이 그것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셨지만, 속력을 주셨다. 피조물마다 다른 것을 받았다. 타조의 ’어리석음’은 결함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존재다.





전쟁마

19 “말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그 목에 갈기를 입힐 수 있느냐?

20 너는 그것이 메뚜기처럼 뛰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의 위풍 당당한 콧소리가 두렵도다.

21 그것이 골짜기에서 힘있게 발을 구르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앞으로 달려나가 군사들을 맞이하는구나.

22 그것이 두려움을 비웃고 무서워하지 않으며 칼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는도다.

23 화살통이 그 위에서 달그락거리고 창끝과 단창도 함께 빛나느니라.

24 흥분하여 뛰며 땅을 삼킬 듯하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멈추지 못하느니라.

25 나팔 소리가 나면 힝힝 울고 멀리서 전투 냄새를 맡으며 지휘관의 외침과 함성을 느끼느니라.”

전쟁마 묘사가 욥기 전체에서 가장 역동적인 단락 중 하나다. 두려움을 비웃는 말, 칼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말, 나팔 소리에 멈추지 못하는 말 — 이것은 인간이 훈련시킨 것이지만 그 힘 자체는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 욥기는 이 힘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암시한다.





매와 독수리

26 “매가 날아오르는 것이 네 지혜로 말미암겠느냐? 그것이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네 지도로 말미암겠느냐?

27 독수리가 하늘에 날아 높이 둥지를 짓는 것이 네 명령으로 말미암겠느냐?

28 그것이 절벽에 집을 짓고 머물며 뾰족한 바위 끝에 자리를 잡느니라.

29 거기서 먹이를 찾나니 눈이 아주 먼 곳을 보느니라.

30 그것의 새끼들도 피를 마시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느니라.”

독수리의 날카로운 눈은 욥기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대조된다. 하나님이 욥을 ’감시하신다’는 욥의 불평(7:19)이 있었다. 이제 하나님은 독수리를 보여준다 — 저 높은 절벽 위에서, 멀리서도 먹이를 찾는 눈. 그 눈이 창조주의 성품을 가리킨다. 세부 하나도 놓치지 않는 눈.

39장의 동물 목록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다. 인간이 각 동물을 ‘줄 수 없다’, ‘명령할 수 없다’, ’묶을 수 없다’는 부정형이다.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질서 있게 존재한다. 먹이를 먹고, 새끼를 낳고, 계절을 따라 이동한다. 누가 그것들을 돌보는가 — 묻지 않아도 답이 있다.



다음 장 — 여호와가 욥에게 다시 묻는다. 욥이 처음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베헤못이 등장한다.




욥기 40장 — 입에 손을 얹다


욥의 첫 번째 응답

1 여호와가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비난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책망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3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4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나 다시는 대답하지 않겠사오며 두 번 말하였사오나 더 이상 거기에 덧붙이지 않겠나이다.”

욥의 첫 번째 응답이 짧다. 두 절이다. 이것을 굴복으로 읽을 수도 있고, 충격으로 읽을 수도 있다. 욥은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비천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입을 가린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라 압도됨이다. 38-39장의 말씀 앞에서 욥이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진 것이다.





두 번째 물음

6 여호와가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7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내게 대답할지니라.

8 네가 정말로 내 공의를 폐하려느냐? 내가 옳지 않다고 하여 나를 정죄하고 네가 의롭다 하려느냐?

9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레 소리로 울릴 수 있겠느냐?”

두 번째 도전이 더 직접적이다. “내 공의를 폐하려느냐?” 욥이 하나님의 정의를 무효화하려 했다는 이 지적은 날카롭다. 그러나 욥이 실제로 요구한 것은 정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질문은 욥의 항변을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다. 혹은 욥이 자신도 모르게 그 경계를 넘었다는 경고일 수 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이라면

10 “그러면 영광과 존귀로 단장하고 위엄과 영화를 입으라.

11 네 분노를 쏟아 놓아서 모든 교만한 자를 보아 낮추고

12 모든 교만한 자를 보아 낮추어서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밟아 뭉개어

13 그들을 티끌 속에 함께 묻어버리며 그들의 얼굴을 숨겨진 곳에 가두어라.

14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논거다. 만약 욥이 나라면 — 교만한 자를 낮추고, 악인을 정죄하고, 세상을 제대로 다스려보라. 할 수 있느냐? 이 도전은 욥에게 불공평하게 보인다. 욥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도전이 가리키는 것은 욥의 능력이 아니라 욥기 전체의 질문이다 —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가.





베헤못

15 “이제 소 같은 풀을 먹는 베헤못(Behemoth)을 보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도다.

16 그의 허리의 힘을 보며 그의 배 근육의 힘을 보라.

17 그것이 꼬리를 백향목처럼 움직이며 넓적다리의 힘줄은 굵게 얽혀 있도다.

18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팔다리는 쇠막대기 같으니라.

19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첫째이니 그것을 만드신 이가 그것에게 칼을 주셨느니라.

20 온 산의 짐승들이 그것과 함께 노닐고 들짐승들도 거기서 노느니라.

21 그것이 연꽃 아래에 누우며 갈대 숲과 늪 속에 숨느니라.

22 연꽃 나무 그늘이 그것을 덮으며 시내 버드나무가 그것을 두르고 있느니라.

23 보라, 강물이 넘쳐도 그것은 놀라지 않으며 요단 강이 그 입까지 차도 태연하니라.

24 그것이 깨어 있는 동안 누가 그것을 잡을 수 있겠느냐? 누가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꿸 수 있겠느냐?”

베헤못이 하마인지 신화적 괴수인지는 긴 논쟁의 대상이다. 히브리어 베헤못(בְּהֵמוֹת)은 ’짐승’의 복수형으로, 거대한 짐승을 가리킨다. 하마의 특징 — 강가에 살고, 풀을 먹고, 물이 넘쳐도 태연하다 — 이 맞다. 그러나 19절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첫째”라는 표현과 “칼을 주셨다”는 묘사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는 것처럼 들린다. 일부 학자는 이것이 혼돈의 신화적 상징이라고 본다 — 욥기 저자가 당시 가나안·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언어를 빌려 하나님이 그 혼돈의 힘마저 다스리신다는 것을 표현한다.

“나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만들었도다” — 욥과 베헤못이 같은 창조주에게서 나왔다. 욥은 이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피조물과 창조주 앞에서 동등하다. 이것이 위로인지 경고인지 — 욥기는 양쪽 모두일 수 있게 열어둔다.



다음 장 — 리워야단. 베헤못보다 훨씬 길고 압도적인 묘사가 이어진다. 바다 괴수의 왕.




욥기 41장 — 리워야단


갈고리로 잡겠느냐

1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Leviathan · ㉸ 레비아탄)을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묶을 수 있겠느냐?

2 갈대 꼬챙이를 그 코에 꿸 수 있겠느냐? 가시로 그 턱을 꿸 수 있겠느냐?

3 그것이 네게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4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겠느냐? 그것을 영원히 네 종으로 삼겠느냐?

5 새처럼 그것과 놀겠느냐? 네 여자 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묶겠느냐?

6 장사꾼들이 그것을 두고 흥정하겠느냐? 그것을 나누어 상인들에게 팔겠느냐?

7 네가 작살을 그 껍질에 가득히 꽂겠느냐? 작은 창으로 그 머리를 찌르겠느냐?

8 그것에게 손을 얹어보라. 싸울 것을 생각하겠지만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9 보라, 그것을 잡으려는 소망이 헛되리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겠느냐?”

리워야단은 욥기에서 가장 긴 묘사를 받는 피조물이다. 베헤못이 여덟 절이라면 리워야단은 34절이다. 고대 근동 신화에서 리워야단의 위치는 분명하다 — 우가릿 신화(BC 14세기)에서 신(神) 바알과 싸우는 얌(Yam)의 형상인 롯단(Lotan)이 이 이름의 원형이다. 히브리어 리위야탄(לִוְיָתָן)과 우가릿어 롯단(lôtān)은 어원이 같다. 구약에서 리워야단은 이사야 27:1(“비틀어진 뱀 리워야단”), 시편 74:14, 104:26에도 등장한다. 하나님이 혼돈의 바다 괴수를 지으셨고, 그것을 다루신다는 신학이 여기 전개된다.





아무도 감히

10 “그것을 일으킬 만큼 용감한 자가 없나니 그렇다면 누가 내 앞에 서겠느냐?

11 누가 먼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에게 갚겠느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11절이 40-41장 전체의 신학적 핵심이다. “누가 먼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그에게 갚겠느냐?”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먼저 빚진 것이 없다. 이것은 인과응보 신학의 근거를 무너뜨린다. 욥이 의로움을 ‘먼저 드렸으므로’ 복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다. 바울이 로마서 11:35에서 이 절을 인용한다 —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것의 부분들

12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 강한 힘과 그 아름다운 구조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13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누가 그것의 두 턱 사이로 들어가겠느냐?

14 누가 그것의 얼굴의 문들을 열겠느냐? 그 이빨 가장자리가 두려우니라.

15 그 등의 비늘은 그것이 자랑하는 것이요 촘촘히 봉해져 있도다.

16 하나씩 밀착되어 있어서 바람도 들어갈 수 없느니라.

17 서로 붙어 있어서 나뉘지도 않느니라.

18 그것이 재채기를 하면 빛이 발하며 그 눈은 새벽의 눈꺼풀 같도다.

19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며 불꽃이 튀어나오느니라.

20 그 코에서는 연기가 나오나니 끓는 가마나 갈대를 태우는 것 같도다.

21 그것의 입김이 숯불을 피우며 그 입에서 불꽃이 나오느니라.

22 그것의 목에는 힘이 깃들어 있고 그것 앞에서 무서움이 춤추도다.

23 그것의 살점들은 서로 합하여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24 그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고 맷돌 아랫짝처럼 굳도다.”

리워야단이 불과 연기를 내뿜는다는 묘사가 흥미롭다. 이것을 악어의 코에서 나오는 물안개와 태양빛의 조합으로 설명하는 자연주의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 묘사는 단순한 자연 현상 이상이다 — 신화적 괴수의 언어다. 욥기는 악어의 생물학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신화적 상징을 사용하여 창조주의 통제력을 보여준다.





두려움 없이

25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들도 두려워하고 경황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느니라.

26 칼로 그것을 쳐도 소용이 없고 창과 화살촉과 작살도 마찬가지니라.

27 그것은 쇠를 짚처럼 여기고 놋을 썩은 나무처럼 여기며

28 화살이 그것을 도망가게 하지 못하고 무릿매 돌도 그것에게는 지푸라기가 되고

29 몽둥이도 지푸라기로 여기며 단창이 날아와도 그것은 웃는도다.

30 그것의 아랫배는 날카로운 도기 조각 같아서 진흙 위에 타작하듯 자국을 남기느니라.

31 그것은 깊은 물을 솥의 물처럼 끓게 하며 바다를 기름 냄비처럼 만드느니라.

32 그것이 지나간 뒤에는 흔적이 빛나니 깊은 바다가 백발이 된 듯하도다.

33 땅 위에는 그것처럼 두려움 없는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 없이 태어났도다.

34 그것은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내려다보고 교만한 짐승들의 왕이 되느니라.”

41장의 결말 — “교만한 짐승들의 왕.” 리워야단이 가장 강하고 두려운 피조물이다. 그러나 그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고, 그것의 경계를 아신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루신다. 이 논증의 방향이 욥을 향한다 — 너의 고난도, 너의 이해 너머에 있는 것들도, 그 안에서 작동하는 질서가 있다.

리워야단과 신약 — 요한계시록 12:9, 20:2에서 용(龍)이 등장한다. 고대 사탄 개념이 리워야단의 이미지를 흡수한 것이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리워야단을 다스리신다는 선언이, 신약의 언어에서 그 용을 결박하신다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다음 장 — 욥의 두 번째 응답.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야훼가 친구들을 꾸짖고 욥의 잃은 것을 두 배로 회복하신다.




욥기 42장 —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의 두 번째 응답

1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다.

2 “주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사오며 주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알았나이다.

3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시기로 나는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고 알 수 없고 놀라운 것들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주께 귀 기울이오니 주는 말씀하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소서.

5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들이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정점이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 한 문장이 욥기 전체의 전환점이다. 욥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나님이 38-41장에서 질문들을 쏟아내셨다. 그 질문들은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욥은 무언가를 보았다. 하나님의 현존 자체를 본 것이다. 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것이 변화의 내용이다.

“회개하나이다” — 이 번역이 논쟁적이다. 히브리어 원문 ‘나함(נָחַם)’은 ’위로받다’, ‘돌이키다’, ’마음이 변하다’의 의미를 모두 가진다. 욥이 무엇을 회개하는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회개할 내용이 없다. 따라서 일부 번역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다”고 읽는다. 또 다른 해석은 욥이 자신의 언어의 한계 — 알지 못하면서 말했던 것들 — 에서 돌이킨다고 읽는다. 어느 해석이든,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만남의 응답이다.





야훼가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다

7 여호와가 이 말씀들을 욥에게 하신 후에 여호와가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나의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수소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가지고 나의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나의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 내가 그를 받을 것이니 너희가 어리석은 것처럼 너희에게 갚지 않을 것이라. 이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나의 종 욥처럼 바르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9 이에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가 욥을 받아들이셨다.

42:7의 판결이 욥기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옳게 말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욥은 옳게 말했다는 뜻이다. 욥의 항변 — “내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게 행하신다”, “나는 죄 없다” — 이 하나님에 의해 옳다고 인정된다. 인과응보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이다.

그러나 욥의 질문 —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 — 에 대한 답은 여기서도 주어지지 않는다. 욥은 이제 그 답을 받지 않고도 살아간다. 이것이 욥기가 ’답 없는 응답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욥의 회복

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가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가 욥에게 이전 소유의 갑절을 주셨다.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과 이전에 알던 모든 자가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여호와가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위로하고 슬픔을 나누었으며 각각 금 한 조각과 금 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12 여호와가 욥의 후반 생애에 전반 생애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가 양 만 사천 마리와 낙타 육천 마리와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 마리를 두게 되었으며

13 아들 일곱과 딸 셋도 두었는데

14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Jemimah), 둘째 딸은 긋시아(Keziah · ㉸ 케찌아), 셋째 딸은 게렌합북(Keren-happuch · ㉸ 케렌 하푹)이라 이름 지었더라.

15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었으며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형제들과 같이 기업을 주었더라.

회복이 두 배다. 처음에 양 칠천이었으면(1:3) 이제는 만사천이다. 낙타 삼천이었으면 이제는 육천이다. 모든 것이 두 배다. 그러나 자녀는 다르다. 처음에도 열 명이었고(1:2), 이제도 열 명이다(42:13). 이것은 욥이 자녀 열 명을 잃고 자녀 열 명을 다시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재산은 두 배가 되었지만 자녀는 같은 수다 — 왜냐하면 죽은 자녀 열 명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욥의 전체 자녀는 스무 명이 된 것이다. 두 배의 회복은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먼저 죽은 자녀들은 ’대체’되지 않는다. 그 죽음은 지워지지 않는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다.

딸의 이름이 기록된다. 아들들의 이름은 없다. 구약에서 딸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 슬로브핫의 다섯 딸(민수기 27장), 야일의 딸 입다의 딸(사사기 11장), 등이 있다. 여미마는 비둘기, 긋시아는 계수나무(향료), 게렌합북은 검은 눈화장에 쓰이는 용기를 뜻한다. 세 이름 모두 아름다움과 향기와 관련된다. 욥의 딸들이 기업을 오빠들과 같이 받는 것도 이례적이다 — 고대 이스라엘에서 딸의 기업 수령은 아들이 없을 때에만 허용되었다(민수기 27장). 욥은 그 규범을 넘어섰다.





욥의 마지막 날들

16 이 후에 욥이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고

17 늙어서 나이가 차게 되어 죽었다.

욥의 생애가 고난 이후 두 배로 연장된다. 고난 전 생애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계산으로는 고난 이전에 칠십 년쯤 살았다면 이후 백사십 년을 더 산 셈이다. “늙어서 나이가 차게 되어 죽었다” — 아브라함(창세기 25:8), 이삭(창세기 35:29), 다윗(역대상 29:28)에게도 쓰인 표현이다. 좋은 죽음, 완전한 삶의 마감이다.

욥기는 답이 없는 책이다. 왜 고난이 왔는지 욥은 끝까지 듣지 못한다. 독자는 1-2장에서 그 배경을 안다. 욥은 모른다. 그러나 욥기의 결말이 이것을 말한다 — 욥의 항변이 더 옳았고, 친구들의 신학이 잘못이었으며,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두 번째 시작을 살았다. 이것이 욥기의 문학적 결론이다. 신학적 질문은 열려 있다. 의인의 고난이 왜 있는지 — 욥기는 그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야고보서 5:11 —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러나 욥기의 욥은 인내보다 항변이 훨씬 많다. 욥은 시편 22편처럼 부르짖는다. 신약이 욥기를 ’인내’로 단순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지만, 욥기 전체가 전달하는 욥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욥기의 욥은 인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자다. 야곱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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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50편의 노래 — 인간이 하나님께 부른 모든 음역.




시편 조망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저자들의 150편 시 모음이다. 찬양·탄원·감사·지혜·왕정·역사·순례 —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마음이 여기 담겼다. 5권으로 나뉘며 각 권 끝에 송영. 시편 119편(가장 긴 장)부터 117편(가장 짧은 장)까지, 분노에서 환희까지 정직하게 기록된다.


1권 · 다윗의 시 (1~41장)

탄원과 신뢰



2권 · 왕정 시 (42~72장)

예루살렘과 시온



3권 · 성가대 시 (73~89장)

아삽과 고라 자손



4권 · 왕이신 야훼 (90~106장)

야훼의 왕권 찬양



5권 · 할렐 (107~150장)

찬양·순례·할렐루야




시편 1편 — 두 길

표제 없음. 시편 전체의 머리말.




의인의 길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2 그의 기쁨은 야훼의 율법에 있다. 밤낮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

3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제철에 열매를 맺는다.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 고대 근동에서 물은 생명 그 자체다. 관개 수로 옆에 심긴 나무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다. 에스겔 47장과 예레미야 17:8도 같은 이미지를 쓴다. 시편은 첫 편 첫 그림을 물가의 나무로 시작한다.





악인의 길

4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날리는 겨 같다.

5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때 서지 못할 것이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끼지 못할 것이다.

6 야훼께서는 의인의 길을 아신다.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다. 두 가지 길 —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 을 대비하는 이 구조는 신명기 30:15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문학적으로 펼친 것이다. 잠언 4장의 두 길 교훈과도 평행한다. 시편 전체는 이 두 길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모든 탄원, 찬양, 고통, 감사다.

히브리어 ’아쉬레(אַשְׁרֵי)’는 “복 있는”으로 옮기지만, 단수 감탄사에 가깝다. “오, 얼마나 행복한가!” 복의 선포이자 탄성이다. 이 단어로 시작하는 시편은 40편이 넘는다. 예수의 팔복(마태복음 5장)도 같은 구조와 같은 어감이다.

“묵상한다(하가, הָגָה)” — 소리 내어 중얼거리는 것이다. 고대 독서는 소리 없이 읽지 않았다.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입술로 반복하며 몸에 새기는 것을 뜻한다.

다음 편 — 열방이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왜 인가?




시편 2편 — 열방의 분노

표제 없음. 왕의 시, 메시아 시.




열방이 모의한다

1 왜 열방이 분노하는가? 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의한다. 야훼를 거슬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슬러.

3 “그들의 사슬을 끊자. 그들의 줄을 우리에게서 던져 버리자.”





하늘에서 웃으시는 분

4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신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5 그분이 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진노 중에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

6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Zion)에.”

시온은 예루살렘 안의 언덕 이름으로, 다윗이 빼앗아 야훼의 성소로 삼은 곳이다. 점차 예루살렘 전체, 나아가 야훼의 거주지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어가 되었다.





왕의 선포

7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겠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8 내게 구하여라. 내가 열방을 네 유산으로 주겠다. 땅 끝까지 네 소유로 주겠다.

9 너는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부술 것이다.”





경고

10 그러므로 왕들아, 이제 지혜로워져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들여라.

11 야훼를 두려움으로 섬겨라. 떨며 기뻐하여라.

12 그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시어 네가 도중에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가 갑자기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2편은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시편 중 하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7절)는 히브리서 1:5, 5:5, 사도행전 13:33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된다. 예수의 세례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요”라는 음성도 이 시편의 울림이다.

“아들에게 입 맞춰라(나쉬쿠-바르, נַשְּׁקוּ-בַר)” — 아람어 ’바르(아들)’로 읽는 사본 전통과, 히브리어 ’순수하게(바르)’로 읽는 전통이 있다. 의미는 비슷하다. 복종의 제스처로서 발에 입 맞추는 고대 관습을 가리킨다.

시편 1-2편은 한 쌍으로 읽는다. 1편이 개인의 두 길이라면, 2편은 열방의 두 길이다.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2편은 “복이 있다”로 끝난다. 같은 단어로 두 편이 연결된다.

다음 편 —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한다. 첫 탄원시.




시편 3편 — 압살롬을 피하여

다윗의 시. 그가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탄원

1 야훼여, 나를 대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치러 일어서는 자가 많습니다.

2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셀라

셀라(סֶלָה — Selah) — 악기가 연주되거나 목소리가 쉬는 지점을 표시하는 음악 지시어로 추정된다. 정확한 의미는 아직 불확실하다. 시편에 71회 등장한다.





신뢰

3 그러나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4 내가 야훼께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그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응답하십니다. 셀라

5 내가 누워 잠을 자고 깨어납니다. 야훼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6 나는 나를 에워싼 만만의 군중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 요청

7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으셨습니다.

8 구원은 야훼께 있습니다.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습니다. 셀라

시편 3편은 시편에서 표제가 있는 첫 편이다. 사무엘하 15-17장의 압살롬 반란이 배경이다. 다윗은 아들의 쿠데타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왕이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는 표제는 탄원시를 역사 속 실제 고통과 연결한다.

탄원시의 전형적 구조 — 호소(1-2절), 신뢰 고백(3-6절), 구원 요청(7절), 확신(8절). 이 구조는 시편 22편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며, 이후 탄원시 150여 편의 뼈대가 된다.

다음 편 — 저녁 기도. 야훼 홀로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




시편 4편 — 저녁 기도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현악기로.




응답을 구함

1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소서.





사람들에게

2 사람들아, 얼마나 오래 내 영예를 모욕하겠느냐? 얼마나 오래 헛된 것을 사랑하겠느냐? 거짓을 추구하겠느냐? 셀라

3 야훼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신 것을 알아라. 내가 부를 때 야훼께서 들으신다.

4 떨며 죄를 짓지 마라. 잠자리에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잠잠하여라. 셀라

5 의로운 제물을 드려라. 야훼를 신뢰하여라.





확신

6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 줄 자가 누구냐? 야훼여,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7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큽니다.

8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이 드리니 야훼여, 홀로 나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다. 시편 5편이 아침 기도라면, 이 두 편은 하루의 문을 여닫는 쌍이다. “평안히 눕고 잠이 든다”는 마지막 절은 야훼에 대한 신뢰가 불안을 이기는 구체적인 장면이다.

“내 의의 하나님(엘로히 치드키, אֱלֹהֵי צִדְקִי)” — 나의 의로움을 세워 주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탄원자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정당성을 찾는다.

다음 편 — 아침에 드리는 기도. 야훼는 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시편 5편 — 아침 기도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관악기로.




아침의 기도

1 야훼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 탄식을 헤아려 주소서.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3 야훼여, 아침에 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야훼의 성품

4 주는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악인은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5 교만한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십니다.

6 주는 거짓말하는 자를 망하게 하십니다. 야훼는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다

7 그러나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오겠습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엎드리겠습니다.

8 야훼여, 나의 원수들 때문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하소서.





악인과 의인

9 그들의 입에 진실이 없습니다. 그들의 속은 파멸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들은 혀로 아첨합니다.

10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죄를 물으소서. 자기 계획에서 그들이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의 많은 허물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소서. 그들이 주를 거역했습니다.

11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모두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니 영원히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소서.

12 야훼여, 주는 의인을 복 주십니다. 방패처럼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둘러싸십니다.

시편 4편과 5편은 저녁과 아침 기도의 쌍이다. “아침에 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3절) — 아침 제사의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이다. 성전 예배 달력과 개인 기도가 겹쳐지는 지점이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 바울이 로마서 3:13에서 인류 전체의 죄를 설명하며 이 구절을 인용한다. 시편의 탄원이 보편적 인간 조건의 진술이 된 셈이다.

다음 편 — 야훼여, 진노 중에 나를 꾸짖지 마소서. 뼈가 떨립니다.




시편 6편 — 뼈가 떨립니다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현악기로. 여덟 번째 음으로.




고통의 탄원

1 야훼여, 주의 진노로 나를 꾸짖지 마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2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쇠약합니다. 야훼여, 나를 고쳐 주소서. 내 뼈가 떨립니다.

3 내 영혼이 심히 떨립니다. 야훼여, 얼마나 더입니까?





구원 요청

4 야훼여, 돌아오소서.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 죽음 가운데서는 주를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스올에서 누가 주께 감사하겠습니까?





탈진

6 나는 탄식으로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대를 적십니다. 눈물로 자리를 띕니다.

7 내 눈이 근심으로 흐려졌습니다. 모든 원수들 때문에 쇠약해졌습니다.





전환 — 확신

8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다.

9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다.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아 주셨다.

10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라. 그들이 뒤로 물러서며 순식간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시편 6편은 교회 전통에서 “참회 시편(Penitential Psalms)” 일곱 편 중 첫 번째다. 나머지는 32, 38, 51, 102, 130, 143편이다. 중세 교회가 이 일곱 편을 재의 수요일(사순절 시작)에 낭독했다.

“스올에서 누가 주께 감사하겠습니까”(5절) — 이것은 신학적 주장이 아니라 탄원자의 협상이다. “나를 살려두어야 내가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계에서는 예배가 없다는 것, 이 점을 탄원의 근거로 삼는다. 시편 30:9, 88:11-12, 이사야 38:18도 같은 논리를 쓴다.

8절의 전환은 시편 탄원시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시인은 갑자기 확신 속에서 선언한다. 이것을 학자들은 “신뢰의 목소리(oracle of trust)”라고 부른다. 제사장이 탄원 중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을 가능성, 혹은 탄원 자체가 확신으로 전환되는 신앙 경험의 표현으로 읽는다.

다음 편 —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따른 다윗의 시. 불의 없이 박해를 받다.




시편 7편 — 의로운 재판관

다윗의 시가욘. 베냐민 사람 구스의 말에 따라 야훼께 드린 노래.

시가욘(שִׁגָּיוֹן) — 열정적이거나 거친 음악 형식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다. 하박국 3:1에도 같은 표기가 나온다.




피난처를 구함

1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소서.

2 그렇지 않으면 그가 사자처럼 내 영혼을 찢을 것입니다. 건져 줄 자 없이 찢을 것입니다.





맹세

3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했다면, 내 손에 불의가 있다면,

4 내가 평화로운 자에게 악을 갚았다면, 나를 압제한 자에게서 내가 빈손으로 구해냈다면,

5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와 잡게 하소서.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눕게 하소서. 셀라





재판관 야훼

6 야훼여, 주의 진노 중에 일어나소서. 나의 원수들의 분노에 맞서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깨어나소서. 주가 심판을 정하셨습니다.

7 민족들의 집회가 주를 둘러싸게 하소서.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8 야훼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야훼여, 내 의와 내 안에 있는 온전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 악인들의 악이 끝나게 하소서.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마음과 폐부를 살피십니다.

10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구원하시는 분.





악인의 운명

11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갈으십니다. 그의 활을 당겨 겨냥하십니다.

13 죽음의 무기를 그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불화살을 만드셨습니다.

14 보십시오, 악인이 죄를 잉태합니다. 거짓을 임신했습니다. 속임수를 낳을 것입니다.

15 구덩이를 파고 깊이 팠으나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16 그의 해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포악이 자기 정수리 위에 내릴 것입니다.





감사

17 나는 그의 의로움을 따라 야훼께 감사할 것입니다. 지존하신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음과 폐부를 살피십니다(9절)” — 히브리어에서 폐부(클라요트, כְּלָיוֹת)는 문자적으로 콩팥이다. 고대 근동에서 콩팥은 감정과 의지의 자리로 여겨졌다. 심장과 콩팥 — 가장 깊은 내면과 의지의 영역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이다.

자기 저주 맹세(3-5절) —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할 때 쓰는 조건부 저주다. “내가 이것을 했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좋다.” 고대 법정의 맹세 형식이다. 욥기 31장에서 욥이 같은 형식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다음 편 —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늘. 인간이 무엇이기에.




시편 8편 —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늘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깃딧에 맞춰.




야훼의 이름

1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드높습니다.

2 주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습니다. 원수와 복수하는 자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2절) — 마태복음 21:16에서 예수가 성전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이 구절을 인용한다. 권능과 찬양은 화려한 웅변에서 오지 않는다.





하늘과 인간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주께서 달아 두신 달과 별들을 볼 때,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5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그가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림

7 양과 소들, 들짐승들,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속 길로 다니는 것들.





다시 찬양

9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신학을 시로 응축한 작품이다. 창세기 1:26-28의 “다스림”이 여기서 찬양이 된다. “주의 손가락으로”(3절)는 출애굽기 31:18에서 십계명 돌판을 기록한 “하나님의 손가락”과 같은 표현이다.

히브리서 2:6-9는 이 시편의 4-6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읽는다. “인간의 아들”이 예수를 가리키며, 그가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졌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받았다고 해석한다. 고린도전서 15:27도 6절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적용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3절) — 손가락은 세밀한 장인의 작업을 뜻한다. 창조가 거대한 힘의 행사가 아니라 섬세한 손길의 예술로 표현된다. 천문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주의 크기 앞에서, 이 시인이 느낀 것과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이 오늘도 있다.

다음 편 — 야훼여, 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악인의 기억은 사라집니다.




시편 9편 — 악인의 기억은 사라진다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뭇라벤에 맞춰.

시편 9-10편은 히브리 알파벳 두운(頭韻) 시편이다. 두 편이 원래 한 편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9편은 악인의 심판을 찬양하고, 10편은 악인의 번성에 탄원한다. 70인역(그리스어 성경)은 두 편을 하나로 묶는다.




감사와 찬양

1 야훼여, 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하겠습니다.

2 지존하신 분이여,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3 나의 원수들이 물러섰을 때 주의 앞에서 넘어지고 망했습니다.

4 주께서 내 의와 내 소송을 변호하셨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으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열방의 심판

5 주께서 열방을 꾸짖으셨습니다. 악인을 멸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6 원수는 영원히 멸절되었습니다. 주께서 성읍들을 뽑으셨습니다. 그 기억마저 사라졌습니다.

7 그러나 야훼는 영원히 왕좌에 앉으십니다. 심판을 위해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8 그분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9 야훼는 압제받는 자의 요새이십니다. 고난의 때에 요새이십니다.

10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합니다. 야훼여, 주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온에서 찬양

11 시온에 거하시는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의 행하심을 민족들 가운데 알려라.

12 피를 찾으시는 분이 그들을 기억하신다.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탄원

13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 주께, 사망의 문에서 나를 불러내시는 주를 봅니다.

14 그러면 내가 딸 시온의 모든 문에서 주의 찬양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악인의 함정

15 열방이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습니다.

16 야훼께서 알려지셨습니다.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악인은 자기 손이 한 일에 걸렸습니다. 히가욘 셀라

히가욘(הִגָּיוֹן) — 명상이나 음악 간주를 나타내는 지시어로 추정된다.

17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열방들도.

18 그러나 가난한 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자의 소망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론

19 야훼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강하지 못하게 하소서. 열방이 주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 야훼여,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열방이 자신들이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셀라

“자신들이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 — 히브리어 ’에노쉬(אֱנוֹשׁ)’는 사람, 특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가리킨다. 강대국의 통치자들이 망각하는 한 가지 — 자신들이 필멸의 존재라는 사실. 시편은 이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다음 편 — 야훼여,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악인이 기고만장합니다.




시편 10편 — 왜 멀리 서 계십니까

표제 없음. (9편의 연속)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탄원

1 야훼여,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왜 환난의 때에 숨어 계십니까?

2 악인이 교만하게 가난한 자를 뜨겁게 쫓습니다. 그들이 꾸민 계략에 자신들이 걸리게 하소서.





악인의 독백

3 악인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탐욕스러운 자를 칭찬하며 야훼를 멸시합니다.

4 악인은 콧대가 높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5 그의 길은 언제나 형통합니다. 주의 심판이 그에게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모든 원수에게 콧방귀를 뀝니다.

6 그가 마음에 이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대대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7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과 포악으로 가득합니다. 그 혀 아래 해악과 죄악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고통

8 마을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숨은 곳에서 죄 없는 자를 죽입니다. 그의 눈이 불쌍한 자를 몰래 엿봅니다.

9 사자처럼 자기 굴에 숨어 기다립니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그물을 쳐서 가난한 자를 잡습니다.

10 그는 쭈그리고 엎드려 힘없는 자들이 그 폭력에 쓰러지게 합니다.

11 그가 마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으신다.”





기도

12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13 왜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왜 그 마음에 “주가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릅니까?

14 주께서 보셨습니다. 해악과 슬픔을 보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갚으려고 보셨습니다. 불쌍한 자가 주께 맡깁니다. 주는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확신

15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인의 악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찾으소서.

16 야훼는 영원무궁 왕이십니다. 열방은 그의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17 야훼여, 주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십니다.

18 고아와 압제받는 자를 변호하십니다. 흙에서 난 사람이 다시는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시편 10편의 악인 독백(3-11절)은 성경에서 가장 정교한 ’하나님 없는 심리’의 묘사다.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악인의 확신은, 시편 9편 18절의 “가난한 자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선언과 정면 충돌한다. 같은 단어, 반대 방향.

“흙에서 난 사람이 다시는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18절) — 9:20의 “자신들이 사람임을 알게 하소서”와 같은 결론이다. 인간의 피조물 됨이, 권력의 오만을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이다.

다음 편 — 야훼를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새처럼 도망하라 하지 마라.




시편 11편 — 야훼께 피하다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신뢰 고백

1 내가 야훼께 피합니다. 어찌하여 내 영혼에게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까?

2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맞췄습니다. 어두운 데서 마음이 바른 자를 쏘려고.

3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훼의 보좌

4 야훼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야훼의 보좌가 하늘에 있습니다. 그의 눈이 살피고, 그의 눈꺼풀이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5 야훼는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악인과 포악을 사랑하는 자를 그의 마음이 미워하십니다.

6 악인 위에 불과 유황의 덫을 내리시고 타오르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몫입니다.

7 야훼는 의로우십니다. 의를 사랑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11편은 탄원이 아닌 신뢰의 시다. 조언자들이 “도망가라”고 말할 때, 시인은 야훼가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로 응답한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더 큰 현실을 보는 것이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3절) — 사회 질서와 정의의 기초가 흔들릴 때 묻는 질문이다. 대답은 침묵이 아니라 4절이다. 야훼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 편 — 신실한 자가 사라집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시편 12편 — 신실한 자가 사라졌다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여덟 번째 음으로.




탄원

1 야훼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신실한 자가 사람들 중에서 사라졌습니다.

2 모든 사람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

3 야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을, 큰소리치는 혀를 끊어 버리시기를.

4 “우리의 혀로 이깁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자들을.





야훼의 말씀

5 “가난한 자의 억압 때문에, 궁핍한 자의 탄식 때문에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안전한 곳에 두겠다.”

6 야훼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입니다. 흙 도가니에서 일곱 번 정제한 은 같습니다.

7 야훼여, 주는 그들을 보전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8 악인들이 사방에 돌아다닙니다. 비천한 것이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2절)” — 히브리어 ’레브 봐레브(לֵב וָלֵב)’는 문자적으로 “두 마음과 두 마음”이다. 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언어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다.

야훼의 말씀은 “일곱 번 정제한 은”(6절)이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한다. 5절에서 야훼가 직접 말씀하신다 — 그 말씀이 이어지는 은의 이미지로 보증된다.

다음 편 — 야훼여,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시편 13편 — 언제까지입니까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버려진 자의 탄원

1 야훼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2 언제까지 내 영혼이 근심하며 날마다 마음에 슬픔을 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 위에 높여지겠습니까?





응답 요청

3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게 하소서.

4 그렇지 않으면 내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신뢰와 찬양

5 그러나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6 야훼께 노래하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편은 탄원시의 가장 순수한 형태다. 짧지만 구조가 완벽하다. “언제까지”가 네 번 반복되는 탄원(1-2절), 간결한 요청(3-4절), 그리고 갑작스러운 신뢰의 전환(5-6절). 6절에는 이미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노래하겠습니다”와 “베푸셨기 때문입니다”가 섞인다.

“언제까지(아드-아나, עַד-אָנָה)” — 탄원시의 핵심 질문이다. 시편에 13회 이상 등장한다. 시간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던지는 질문.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한다. 완전히 포기한 자는 이 질문을 묻지 않는다.

다음 편 —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시편 14편 — 어리석은 자의 말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인류의 부패

1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2 야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굽어보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3 모두 돌아섰습니다. 함께 썩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단 하나도.

로마서 3:10-12는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죄 아래 있음을 논증한다. 시편의 악인 묘사가 보편적 인간 조건의 진술이 된다.





악인의 실상

4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알지 못합니까? 그들이 내 백성을 빵 먹듯이 먹으면서 야훼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5 거기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6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야훼는 그의 피난처이십니다.





구원을 기다림

7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라.

시편 14편과 53편은 거의 동일하다. 14편이 “야훼(여호와)”를 쓰는 곳에 53편은 “엘로힘(하나님)”을 쓴다. 두 시편 모음집이 합쳐지면서 같은 시편이 두 번 실린 것으로 본다.

“하나님이 없다”(1절) — 이것은 철학적 무신론보다는 실천적 무신론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행동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어리석음이다.

다음 편 — 주의 장막에 거하기에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15편 —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다윗의 시.




질문

1 야훼여,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대답

2 흠 없이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자.

3 그 혀로 남을 헐뜯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비웃지 않는 자.

4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멸시하지 않으며 악인을 눈에 두지 않는 자.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맹세한 것을 지키는 자.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죄 없는 자에게 불리한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5편은 성전 입성 예전의 흔적이다. 순례자가 성전 문 앞에서 “누가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제사장이 도덕적 요건으로 응답하는 형식이다. 이사야 33:14-16, 미가 6:6-8과 같은 구조다.

열 가지 요건 — 내면의 온전함, 의로운 행동, 진실한 말, 험담하지 않음, 이웃에 해악 없음, 비방 없음, 악인 거절, 야훼 경외자 존중, 손해 보는 맹세 지킴, 이자 없는 대출, 뇌물 없음. 이것은 사회적 관계의 전 영역을 덮는다. 예배는 사회 윤리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 — 구약 율법은 동족 이스라엘인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출애굽기 22:25, 레위기 25:36). 이방인에게는 허용했다. 이 구절은 그 원칙의 시적 표현이다.

다음 편 — 주께서 내 기업을 지키십니다. 주는 나의 복입니다.




시편 16편 — 주는 나의 기업

다윗의 믹담.

믹담(מִכְתָּם) — “황금 시”나 “새겨진 시”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다. 시편 56-60편에도 같은 표기가 나온다.




야훼만이 내 선

1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2 내가 야훼께 아뢰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 외에는 내 선이 없습니다.”

3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존귀한 자들에게, 내 기쁨이 모두 그들에 있습니다.

4 다른 신을 쫓는 자들의 슬픔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피 제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야훼가 내 기업

5 야훼는 나의 기업과 내 잔의 몫이십니다. 주께서 내 제비를 붙드십니다.

6 측량줄이 내게 아름다운 곳에 드리워졌습니다. 나의 기업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밤의 가르침

7 나를 권고하신 야훼를 찬송합니다. 밤에도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합니다.

8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두었습니다.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9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영광이 기뻐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합니다.

10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의 경건한 자가 썩음을 보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1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5-28에서 베드로는 이 시편을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으로 해석한다. “썩음을 보게 하지 않으실 것”(10절)을 예수의 부활로 읽는다. 다윗 자신은 죽고 무덤에 있으므로, 이 말은 다른 분에 대한 것이라는 논증이다. 사도행전 13:35에서 바울도 같은 해석을 쓴다.

“측량줄이 아름다운 곳에 드리워졌다”(6절) —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여호수아 14-19장), 측량줄로 경계를 정했다. 시인에게는 야훼 자신이 기업이다. 레위 지파가 땅 대신 야훼를 기업으로 받은 것(신명기 18:2)과 같은 신학이다.

다음 편 — 야훼여, 내 간구를 들으소서. 의로운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7편 — 의로운 자의 기도

다윗의 기도.




결백의 호소

1 야훼여, 의로운 간구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 주 앞에서 내 판결이 나오게 하소서. 주의 눈이 형평을 살펴보소서.

3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찾아보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감정하셔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 입이 범죄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4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에서 멀리했습니다.

5 내 걸음이 주의 길에 굳게 섰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응답 요청

6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소서.

7 주의 인자하심을 놀랍게 보여 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적을 피해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여.

8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 주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겨 주소서.

9 나를 핍박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싼 원수들에게서.





원수의 묘사

10 그들이 자기 기름진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들의 입이 교만하게 말합니다.

11 이제 그들이 우리 발자취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이 땅에 쓰러지게 하려고 바라봅니다.

12 그는 찢으려고 굶주린 사자 같고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습니다.





구원을 구함

13 야훼여, 일어나소서. 그를 맞서 눕히소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14 야훼여, 주의 손으로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의 몫은 이생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배를 주의 보화로 채우십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만족하고 그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확신

15 나는 의로움으로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소서”(8절) — 히브리어 ’이숀 바트-아인(אִישׁוֹן בַּת-עָיִן)’은 문자적으로 “눈의 딸의 작은 사람”이다. 눈동자에 비친 작은 자기 모습. 신명기 32:10, 잠언 7:2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것의 이미지다.

15절의 “깰 때” — 일반적으로 잠에서 깨는 것으로 읽지만, 죽음에서 깨어나는 부활의 암시로 읽는 전통도 있다. 욥기 19:26-27의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와 연결하는 해석이다.

다음 편 — 다윗의 위대한 구원 찬양. 야훼는 나의 반석.




시편 18편 —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야훼의 종 다윗의 시.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날에 이 노래의 말씀을 야훼께 드렸다. 이 시는 사무엘하 22장에도 실려 있다.




사랑의 고백

1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야훼여, 나의 힘이시여.

2 야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 나를 건져내시는 분. 나의 하나님, 내가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3 내가 찬양할 야훼를 부르짖겠습니다. 그러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겠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4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격류가 나를 두렵게 했습니다.

5 스올의 줄이 나를 둘러싸고 사망의 덫이 나를 마주쳤습니다.

6 내 고통 중에 야훼를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이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에게 드리는 내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습니다.





신현(神顯) — 야훼의 강림

7 그 때에 땅이 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산들의 기초가 흔들리며 요동쳤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8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습니다. 숯이 그 불로 인해 타올랐습니다.

9 그분이 하늘을 굽히시고 내려오셨습니다. 두꺼운 어둠이 그의 발 아래 있었습니다.

10 그분이 그룹 위에 올라 날아다니셨습니다. 바람 날개 위에서 날아다니셨습니다.

11 어둠을 자기 은밀한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물이 가득한 어두운 구름들이 그의 장막입니다.

12 그의 앞의 광채에서 우박과 숯불이 그의 구름들을 지나갔습니다.

13 야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습니다. 지존하신 분이 우박과 숯불과 함께 소리를 내셨습니다.

14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번개를 많이 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15 야훼여, 주의 꾸지람에서, 코의 숨결의 폭발에서 물의 근원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습니다.





구원

16 그분이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17 나를 강한 원수, 나보다 힘센 미워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셨습니다.

18 내 재앙의 날에 그들이 나를 마주쳤지만 야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셨습니다.

19 그분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의의 보상

20 야훼께서 내 의에 따라 나에게 갚으셨습니다.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21 내가 야훼의 길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22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율례를 내가 내게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23 나는 그 앞에 흠 없이 행하여 내 죄악에서 지켜졌습니다.

24 야훼께서 내 의에 따라, 그의 눈에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25 인자한 자에게 주는 인자하게 하시며 흠 없는 자에게는 흠 없게 하십니다.

26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하게 하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굽게 하십니다.

27 주께서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십니다.





야훼의 등불

28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 내 어둠을 밝히십니다.

29 주로 인하여 내가 군대를 치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야훼의 탁월함

30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야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분은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이십니다.

31 야훼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입니까?

32 하나님이 나를 힘으로 동이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33 내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34 내 손을 싸움에 훈련하시며 내 팔이 청동 활을 당길 수 있게 하십니다.





승리

35 주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겸손이 나를 크게 합니다.

36 내 걸음을 넓게 하셨습니다. 내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7 내가 원수들을 쫓아가 잡았습니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8 그들을 처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했습니다. 그들이 내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39 주께서 내게 싸움의 힘을 주셨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 아래 꿇리셨습니다.

40 주께서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멸했습니다.

41 그들이 부르짖었으나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야훼께 부르짖었으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42 내가 그들을 바람 앞의 먼지처럼 잘게 부쉈습니다. 거리의 진흙처럼 쏟아냈습니다.





열방을 다스리다

43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열방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깁니다.

44 그들이 내 이름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외국인들이 나에게 굴복합니다.

45 외국인들이 쇠하여 그 요새에서 두려워하며 나옵니다.





결론 찬양

46 야훼께서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 찬양을 받으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47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분. 민족들을 내 아래 복종시키십니다.

48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나에게 대항하는 자들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십니다.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49 그러므로 야훼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50 야훼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십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십니다.

시편 18편은 시편에서 가장 긴 다윗 시 중 하나다.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동일하게 실려 있다. 두 전승이 독립적으로 이 시를 보존했다는 것이다.

신현(神顯, theophany) 부분(7-15절) — 야훼의 강림은 시나이 산 계시(출애굽기 19장)의 언어로 묘사된다. 지진, 천둥, 연기, 불, 어둠. 이것은 고대 근동의 폭풍 신 이미지를 야훼에게 적용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원 경험을 우주적 사건으로 표현한다.

49절은 로마서 15:9에서 바울이 인용한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로.

다음 편 —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율법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시편 19편 — 두 책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첫 번째 책 — 자연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이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2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3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4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그 안에 장막을 쳤습니다.

5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용사처럼 자기 길을 달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돌아가며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이 구절을 본문으로 쓴다. 자연의 계시를 말하는 이 구절들은 문자 그대로 음악으로 옮겨져 수백 년간 연주되었다.





두 번째 책 — 율법

7 야훼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야훼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8 야훼의 규례는 바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야훼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눈을 밝게 합니다.

9 야훼를 경외함은 정결합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야훼의 법도는 진실합니다. 모두 의롭습니다.

10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많은 순금보다. 꿀보다 더 달며, 송이꿀보다.

11 주의 종이 이 말씀들로 경계를 받으며 이것을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기도

12 누가 자기 허물을 압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13 주의 종이 고의적인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되어 큰 죄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14 야훼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시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은 두 부분으로 뚜렷이 나뉜다. 1-6절은 자연의 계시, 7-14절은 율법의 계시다. 두 “책” — 창조와 율법 — 이 같은 하나님의 두 언어다. 자연은 말 없이 말하고(3절), 율법은 말로 명확하게 말한다.

C. S. 루이스는 이 시편을 “가장 위대한 시 중 하나이며, 아마도 시편 중 가장 위대할 것”이라고 했다. 두 부분의 이질성이 시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연과 율법 — 서로 다른 종류의 계시가 하나의 시 안에서 만난다.

7-9절은 율법을 다섯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율법(토라), 증거, 규례, 계명, 경외함, 법도. 각각의 특성이 다르게 묘사된다. “완전함, 확실함, 바름, 순결함, 정결함, 진실함.” 율법을 부담으로 보지 않고 선물로 본다.

14절의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합당하기를” — 이 기도가 유대 예전에서 예배 마무리 기도로 사용되어 왔다. 설교자들도 설교 전에 이 구절을 외운다.

다음 편 — 야훼께서 환난 날에 주를 응답하시기를. 다윗의 전쟁 기도.




시편 20편 — 환난 날에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왕을 위한 기도

1 야훼께서 환난 날에 주를 응답하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주를 높이 드시기를.

2 성소에서 주를 도우시기를. 시온에서 주를 붙드시기를.

3 주의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고 주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셀라

4 주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모든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5 우리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기를. 야훼께서 주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확신

6 이제 나는 압니다. 야훼께서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것을.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구원의 능력이 오른손에 있습니다.

7 어떤 자는 병거를, 어떤 자는 말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8 그들은 굽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섰습니다.





다시 기도

9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은 전쟁 전 예전 시편이다. 공동체가 왕을 위해 기도한다. 왕이 제물을 드리고(3절), 공동체가 기도하고(1-5절), 구원의 확신이 선포되고(6-8절), 다시 기도로 끝난다(9절). 성전 예배의 한 장면이 시로 보존되었다.

“어떤 자는 병거를, 어떤 자는 말을” — 이집트와 아시리아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를 보유했다. 이스라엘은 군비 경쟁에서 열세였다. 이 대비는 국력이 아닌 야훼 신뢰를 선택하는 신앙 선언이다. 이사야 31:1-3이 같은 주제를 다룬다.

다음 편 — 왕이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가 왕을 높이 드셨습니다.




시편 21편 — 왕의 기쁨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왕의 감사

1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합니다.

2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3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4 그가 주께 생명을 구하자 주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날, 영원무궁토록.

5 주의 구원으로 그의 영광이 큽니다. 주께서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셨습니다.

6 주께서 그를 영원히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의 얼굴로 기쁨이 그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7 왕이 야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지존하신 분의 인자하심으로 그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

8 주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9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을 불 화덕 같게 하실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진노 중에 삼키실 것입니다. 불이 그들을 사를 것입니다.

10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중에서 없애실 것입니다.

11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악을 꾸몄지만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12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활로 그들을 향해 겨누실 것입니다.





찬양

13 야훼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20-21편은 쌍이다. 20편은 전쟁 전 기도이고, 21편은 승리 후 감사다. 20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4절)이 21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2절)로 응답된다.

4절 “영원한 날, 영원무궁토록” — 고대 왕권 이데올로기에서 왕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였다. 이스라엘에서 이것은 다윗 왕조에 대한 야훼의 언약(사무엘하 7장)으로 구체화된다. 신약은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고 읽는다.

다음 편 —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노래.




시편 22편 — 버려진 자의 노래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새벽 암사슴에 맞춰.




버려진 자의 부르짖음

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구원에서 멀리 계십니까? 내 신음하는 말에서.

2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어도 주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46과 마가복음 15:34에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이 첫 절을 아람어로 외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Elî Elî lamâ šavaqtanî).” 시편 22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편이다. 수난 이야기의 뼈대를 이룬다.





조상들의 신뢰

3 주는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십니다.

4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이 신뢰하자 주께서 건져내셨습니다.

5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를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된 나

6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요, 백성의 멸시를 받습니다.

7 나를 보는 자들이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듭니다.

8 “그가 야훼께 의탁했으니 야훼가 구원하시겠지. 그를 기뻐하시니 건져내시겠지.”

8절은 마태복음 27:43에서 십자가 아래 군중이 예수를 조롱하는 말로 거의 그대로 나온다. 천년 전 시인의 언어가 골고다의 언어가 된다.





태에서부터

9 그러나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주를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10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주께 맡겨졌습니다.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11 나에게서 멀리 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12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바산의 강한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13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렸습니다.

14 나는 쏟아진 물 같습니다.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밀랍처럼 녹았습니다. 내 속에서 녹아 버렸습니다.

15 내 힘이 도기 조각같이 말랐습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에 두셨습니다.

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16절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 히브리어 사본(마소라 본문)은 “사자처럼(카아리, כָּאֲרִי)”으로 되어 있어 해석이 어렵다. 그러나 사해사본(11QPs^a)과 70인역은 “찔렀습니다(카루, כָּרוּ)”로 읽는다. 신약이 십자가 못 박힘의 예언으로 읽는 것은 이 독법을 따른다.

17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바라보며 쳐다봅니다.

18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18절은 요한복음 19:24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나누는 장면과 일치한다. 요한은 이것이 시편 22:18의 성취라고 명시한다.





구원을 구함

19 야훼여,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 내 영혼을 칼에서 건져내소서. 내 귀한 목숨을 개의 손에서.

21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나를 응답하소서.





전환 — 찬양

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23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자손아, 그를 영화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아, 그를 두려워하여라.

24 그는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경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겠습니다” — 히브리서 2:12에서 이 구절이 예수의 말로 인용된다. 예수가 하나님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읽는다.





열방의 찬양

25 나의 찬양이 큰 회중에서 주로부터 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26 가난한 자들이 먹고 배부르겠습니다. 야훼를 찾는 자들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기를.

27 땅 끝의 모든 자들이 기억하고 야훼께 돌아오겠습니다.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28 왕권은 야훼의 것입니다. 그분이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29 땅의 모든 부요한 자들이 먹고 예배하겠습니다. 먼지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없는 자도.

30 후손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주께서 다음 세대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31 그들이 와서 그의 의를 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셨다고 — 태어날 백성에게.

시편 22편은 탄원시의 완성된 형태다. 극단적인 버려짐(1-21절)과 극단적인 찬양(22-31절)이 한 시 안에 있다. 전환은 갑작스럽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습니다”(24절)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이 시편의 언어들 — 물처럼 쏟아짐(14절), 뼈가 어그러짐, 심장이 녹음, 목이 마름 — 은 의학적으로 십자가형의 생리적 증상과 일치한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이것이 예언이든 경험의 시든, 시인의 극한 고통이 십자가의 언어가 된 것은 사실이다.

31절 “주께서 이루셨다(아사, עָשָׂה)” — 요한복음 19:30의 “다 이루었다(테텔레스타이, τετέλεσται)”와 같은 선언이다.

다음 편 —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가장 사랑받는 시편.




시편 23편 — 내 목자

다윗의 시.




목자와 양

1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2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십니다. 잔잔한 물 가로 인도하십니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4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찰마우트, צַלְמָוֶת)” — 히브리어는 “짙은 어둠” 또는 “죽음의 그늘”로 읽힌다. 두 의미가 하나의 단어에 겹쳐 있다. 단순히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골짜기다. 이 구절이 장례식에서 가장 자주 낭독된다.





손님과 주인

5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십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5절은 장면이 바뀐다.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서 주인과 손님의 이미지로. 고대 근동에서 원수의 앞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보호의 표시다. 주인의 집에 들어온 손님은 보호받는다. 기름 바름은 귀한 손님에 대한 환대다.

야훼는 이 시편에서 두 역할을 한다. 목자(양을 이끄는 자)와 주인(손님을 대접하는 자). 두 이미지 모두 돌봄과 공급이다. 그러나 방식이 다르다. 목자는 양이 알아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끈다. 주인은 눈에 보이게 베푼다.

6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겠습니다” — “따른다”는 히브리어 ’라다프(רָדַף)’는 보통 “쫓아오다, 추격하다”는 단어다. 원수들이 뒤에서 추격하는 것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한다. 시편 23편에는 쫓기는 이미지가 두 번 있다. 원수의 앞(5절), 그리고 선하심의 추격(6절).

이 시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시편이다. 장례식, 위기, 병상, 두려움의 순간마다 낭송된다. 히브리 원문은 단 55개 단어다. 여섯 절. 그 안에 삶과 죽음과 영원이 있다.

다음 편 —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야훼의 것. 왕이 들어오신다.




시편 24편 —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다윗의 시.




야훼의 땅

1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야훼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

2 바다 위에 그것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강들 위에 굳히셨습니다.





성전 입성 자격

3 야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4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순결한 자. 허망한 것에 자기 영혼을 두지 않고 속임으로 맹세하지 않는 자.

5 그는 야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겠습니다.

6 이들은 그를 찾는 세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입니다. 셀라





영광의 왕

7 성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이다.

8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야훼, 강하고 능하신 분. 야훼, 전쟁에 능하신 분.

9 성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것이다.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만군의 야훼, 그분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셀라

시편 24편은 예루살렘 성전 입성 예전 시편으로 추정된다. 법궤가 시온에 올라올 때(사무엘하 6장), 또는 솔로몬 성전 봉헌식(열왕기상 8장) 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구조는 세 부분이다. 야훼의 창조 주권(1-2절), 성전에 들어갈 자격(3-6절), 야훼의 개선 입성(7-10절). 첫 질문은 “누가 올 수 있습니까”이고, 마지막 질문은 “누가 들어오십니까”다. 답이 역전된다. 들어오는 자는 왕이시다. 들어오게 해야 하는 자도 우리다.

“성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 성문이 왕의 입성을 위해 높이 들려야 한다. 성전의 문이 영광의 왕을 담기에 너무 좁다. 이것은 다윗 왕이 아니라, 다윗 왕이 섬기는 그 분이다.

다음 편 — 야훼여, 내 영혼을 주께 들어올립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시편 25편 —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의 시. 알파벳 두운.

시편 25편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차례로 첫 글자로 쓰는 두운 시다. 알파벳 시 형식은 완전함을 표현한다 —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

1 야훼여, 내 영혼을 주께 들어올립니다.

2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하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하소서.

3 진실로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가르침을 구함

4 야훼여, 주의 길들을 내게 알게 하소서. 주의 길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5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6 야훼여, 주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소서. 그것들은 영원부터입니다.

7 내 젊음의 죄악들과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선하심 때문에.





야훼의 길

8 야훼는 선하시고 올바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길을 가르치십니다.

9 겸손한 자를 공평으로 인도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10 야훼의 모든 길은 인자하심과 진리입니다. 그의 언약과 증거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11 야훼여, 나의 죄악을 사하소서. 그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12 야훼를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13 그의 영혼이 좋은 것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의 자손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14 야훼의 비밀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탄원

15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내 발을 그물에서 빼내시기 때문입니다.

16 내게 돌아오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외롭고 고통받습니다.

17 내 마음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나를 내 고난에서 이끌어 내소서.

18 내 곤고함과 내 고통을 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19 내 원수들을 보소서. 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나를 잔인한 미움으로 미워합니다.

20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져내소서. 내가 주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 온전함과 정직함이 나를 보호하게 하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22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속량하소서.

알파벳 두운 시는 완전함의 문학적 형식이다. 모든 글자로 기도한다.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이것은 철저한 기도,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방식이다. 시편 34, 37, 111, 112, 119편도 같은 형식을 쓴다.

다음 편 — 야훼여, 나를 검사하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걸었습니다.




시편 26편 — 흠 없이 걸었습니다

다윗의 시.




결백 주장

1 야훼여, 나를 변호하소서. 내가 온전히 걸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야훼를 신뢰했습니다.

2 야훼여, 나를 검사하시고 시험하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단련하소서.

3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고 나는 주의 진리로 행했습니다.





거리 두기

4 나는 거짓된 자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겠습니다.

5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겠습니다.





성전 예배

6 야훼여, 내가 결백하게 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돌아가겠습니다.

7 감사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습니다.

8 야훼여, 내가 주의 집이 있는 곳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의 거처를.





탄원

9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데려가지 마소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내 생명을.

10 그들의 손에 악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확신

11 그러나 나는 온전히 걸을 것입니다.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2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습니다. 회중들 중에서 야훼를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26편은 개인 탄원시 중에서 결백을 주장하는 유형이다. 17편과 비슷하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 무죄를 호소한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호소다 — “나는 거짓된 무리와 손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집을 사랑합니다.”

6절의 “손을 씻다” — 의식적 정결의 행위다. 빌라도가 손을 씻어 무죄를 선언하는 것(마태복음 27:24)과 같은 몸짓이지만, 목적이 정반대다.

다음 편 — 야훼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27편 — 나의 빛

다윗의 시.




신뢰 고백

1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야훼는 내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2 악인들이 나를 먹으려고 달려들 때, 나의 원수들과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올 때,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도 이것 때문에 내가 확신합니다.





하나의 소원

4 내가 야훼께 하나를 구했습니다.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 야훼의 집에 거하는 것.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의 성전에서 묵상하는 것.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לַחֲזוֹת בְּנֹעַם יְהוָה)” — 이것이 시편 27편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도, 원수의 제거도 아니다. 야훼를 보는 것. ’노암(נֹעַם)’은 아름다움, 매력, 쾌적함이다. 야훼의 아름다움.





위기 속의 신뢰

5 그분이 환난 날에 나를 자기 장막 안에 숨기실 것입니다. 자기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것입니다. 바위 위에 나를 높이 두실 것입니다.

6 이제 내 머리가 내 주위의 원수들보다 높을 것입니다. 그의 장막에서 기쁨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야훼를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탄원

7 야훼여, 내 소리를 들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8 주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말합니다. “야훼여,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진노 중에 주의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10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야훼께서 나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가르침을 구함

11 야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원수들 때문에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2 나를 내 대적들의 뜻에 내주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내뿜는 자들이.





기다림

13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리라고.

14 야훼를 기다리라. 강하여라. 용감하여라. 야훼를 기다리라.

13절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난해하다.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으로 시작하지만 뒤이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가 없다. 문장이 끊긴다. 고통이 너무 커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으로 읽는 해석이 있다.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야훼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것을” — 이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은 침묵이다.

14절의 반복 — “야훼를 기다리라”가 시작과 끝에 있다.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는 것이다. 강함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이 시편은 두려움에서 시작해 기다림으로 끝난다.

다음 편 — 야훼를 찬양하소서. 그분이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시편 28편 — 내 반석이시여

다윗의 시.




부르짖음

1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침묵하시면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같겠습니다.

2 내가 주께 간구할 때, 주의 거룩한 곳을 향해 손을 들 때,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구별되기를

3 나를 악인들과 함께,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데려가지 마소서.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마음에 악이 있는 자들과 함께.

4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악한 일에 따라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한 일에 따라 갚으소서. 그들에게 그 받을 것을 돌려주소서.

5 그들이 야훼의 행하심을, 손이 하신 일을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들을 허물고 다시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찬양

6 야훼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7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서 뜁니다. 나의 노래로 그를 찬송하겠습니다.





야훼는 목자

8 야훼는 그들의 힘이십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피난처이십니다.

9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기업을 복 주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히 안으소서.

시편 28편은 간결하지만 완성된 탄원시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1절)으로 시작하여, 들으심에 대한 찬양(6절)으로 끝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이 없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다.

“손을 들다”(2절) — 고대 기도의 자세다. 팔을 위로 올리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자세. 현재 많은 예배 전통에서 여전히 사용된다.

다음 편 — 만군의 아들들아, 야훼께 돌리라. 그의 영광과 능력을.




시편 29편 — 야훼의 음성

다윗의 시.




찬양 명령

1 하나님의 아들들아, 야훼께 돌려라. 야훼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2 야훼께 그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위엄으로 야훼를 예배하라.





야훼의 음성 — 폭풍

3 야훼의 음성이 물 위에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천둥을 치십니다. 야훼가 많은 물 위에 계십니다.

4 야훼의 음성이 능력 있고 야훼의 음성이 위엄이 있습니다.

5 야훼의 음성이 백향목을 꺾습니다. 야훼가 레바논(Lebanon)의 백향목을 꺾으십니다.

6 그분이 레바논을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시리온을 들들소 새끼처럼 뛰게 하십니다.

7 야훼의 음성이 불꽃을 나누어 내십니다.

8 야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십니다. 야훼가 가데스(Kadesh · ㉸ 카데스) 광야를 흔드십니다.

9 야훼의 음성이 암사슴을 낳게 하고 숲을 벗겨냅니다.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영광”을 외칩니다.





홍수 위의 왕

10 야훼는 홍수 위에 앉으셨습니다. 야훼는 영원히 왕으로 앉으십니다.

11 야훼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야훼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29편은 야훼의 음성(콜 야훼, קוֹל יְהוָה)이 일곱 번 반복되는 폭풍 시편이다. 가나안 바알 신화의 폭풍 신 묘사를 야훼에게 적용하면서, 바알이 아닌 야훼가 자연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는 해석이 있다.

레바논 백향목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웅장한 나무였다. 솔로몬 성전도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다. 야훼의 음성이 그 큰 나무를 꺾는다. 시리온은 헤르몬 산의 다른 이름이다(신명기 3:9).

“홍수(마불, מַבּוּל) 위에 앉으셨습니다”(10절) — 창세기 노아 홍수에 쓰인 단어다. 원초적 혼돈의 물 위에 야훼가 왕으로 앉으신다. 창조의 주권자 이미지다.

다음 편 —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감사의 시.




시편 30편 — 저녁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다윗의 시. 집 봉헌식의 노래.




건져내심에 대한 감사

1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고 주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3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중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4 야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여라.

5 그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의 인자하심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자만에서 고난으로

6 내가 형통할 때에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7 야훼여, 주의 은혜로 주께서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셨습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시자 내가 두려워졌습니다.





기도

8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 간구했습니다.

9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흙이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10 야훼여,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나의 도움이 되소서.





전환 — 춤

11 주께서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두르게 하셨습니다.

12 이는 내 영광이 주를 찬양하고 잠잠하지 않으려 함입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주를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5절) — 시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히브리어 원문은 “저녁에 울부짖음이 묵어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이다. 고통은 하룻밤을 머물지만, 기쁨이 아침에 온다. 새벽이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편의 반복 주제다(46:5, 143:8).

“춤으로 바꾸셨습니다”(11절) — 베옷은 애도의 옷이다. 춤은 기쁨의 몸짓이다. 야훼가 하시는 일이 애도를 춤으로, 베옷을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시편 탄원의 구조적 결말이다.

표제의 “집 봉헌식” — 어떤 집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윗의 왕궁인지, 솔로몬 성전(이미 다윗이 준비했던)인지. 어떤 경우든 이 시편은 공적 봉헌 예전에 쓰였다.

다음 편 —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시편 31편 — 내 영을 주의 손에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피난처

1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2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져내소서.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소서. 나를 구원하는 요새가 되소서.

3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소서.

4 그들이 나를 위해 몰래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손에 맡김

5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야훼여,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5절은 누가복음 23:46에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며 한 마지막 말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유대인 저녁 기도에서도 이 구절을 잠자리에 들기 전 암송한다 — 매일 밤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로.

6 나는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나는 야훼를 신뢰합니다.

7 내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고난을 아셨습니다.

8 원수의 손에 나를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고통의 토로

9 야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심으로 내 눈이 흐려졌습니다. 내 영혼과 배가.

10 내 생명이 슬픔으로 다했습니다. 내 해가 탄식으로 끝났습니다. 죄악으로 내 힘이 떨어지고 내 뼈가 쇠했습니다.

11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가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들이 피합니다.

12 나는 죽은 자처럼 마음에서 잊혀졌습니다. 깨진 그릇처럼.

13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들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의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신뢰

14 그러나 야훼여,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습니다.

15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16 주의 얼굴 빛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

17 야훼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18 거짓된 입술이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업신여기며 말하는 자들의.





선하심 찬양

19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신 주의 선하심이 어찌 크십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이루신 것이.

20 주께서 그들을 주의 임재의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사람들의 음모에서. 주께서 장막 안에 그들을 숨기십니다. 말다툼의 혀에서.

21 야훼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성읍 포위 중에 내게 그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보이셨습니다.

22 내가 두려워서 말했습니다. “나는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다.” 그러나 내가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권면

23 야훼의 성도들아, 야훼를 사랑하여라. 야훼는 신실한 자를 지키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완전히 갚으십니다.

24 강하여라. 너희 마음이 용감해져라. 야훼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아.

시편 31편은 개인 탄원과 찬양이 복잡하게 얽힌 시편이다. 22편과 함께 가장 솔직한 고통의 묘사를 담고 있다. “죽은 자처럼 잊혀졌다, 깨진 그릇처럼”(12절)은 망각과 폐기의 두려움을 담는다.

“내 때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15절) —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이다. 탄원자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때를 쥐신 분을 안다.

다음 편 — 허물이 사하여지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기쁨.




시편 32편 — 죄 사함의 행복

다윗의 마스킬.

마스킬(מַשְׂכִּיל) — “교훈시” 또는 “명상시”로 해석된다. 지혜를 전달하는 시편 유형이다. 시편 42, 44, 45, 52-55, 74, 78, 88, 89, 142편도 같은 표기가 있다.




용서받은 자의 행복

1 허물이 사하여지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2 야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4:7-8에서 이 두 절을 인용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율법 행위와 무관한 죄 사함의 복을 설명하는 근거로 쓴다.





고백 없을 때

3 내가 잠잠하였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습니다.

4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셨습니다. 내 진이 여름의 가뭄에 마른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셀라

3-4절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몸이 겪는 것이다. 뼈가 쇠하고, 진이 마른다. 심리적 억압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신학적 주장이 아니라 경험의 묘사다.





고백

5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 허물들을 야훼께 자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셀라





기도의 때

6 이 때문에 경건한 자는 모두 주를 만날 수 있는 때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큰 물이 넘쳐도 그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7 주는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고난에서 보전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싸십니다. 셀라





야훼의 가르침

8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네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겠다. 너를 주목하며 권면하겠다.”

9 마치 이해력 없는 말이나 노새 같이 되지 마라. 굴레와 고삐로 통제하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는다.





결론

10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그를 두릅니다.

11 의인들아, 야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바른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시편 32편과 51편은 다윗의 회개 쌍이다. 32편이 죄 사함을 받은 후의 기쁨이라면, 51편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의 부르짖음이다. 시간 순서로는 51편이 먼저지만, 시편 배열에서는 32편이 먼저다. 결론부터 제시하는 구조.

세 개의 셀라(4, 5, 7절) — 하나의 시편에 셀라가 세 번 나오는 것은 드물다. 각 셀라가 전환점에 있다. 억압의 끝(4절), 고백의 끝(5절), 피난처의 끝(7절). 멈추고 생각하라는 표시다.

다음 편 — 의인들아, 야훼로 인해 즐거워하여라. 새 노래를 드려라.




시편 33편 — 새 노래

표제 없음.




찬양 명령

1 의인들아, 야훼로 인해 즐거워하여라. 올바른 자들에게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2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여라. 열 줄 비파로 그를 노래하여라.

3 그에게 새 노래를 불러라. 즐겁게 소리 높여 연주하여라.





야훼의 말씀

4 야훼의 말씀은 바릅니다. 그의 모든 일은 신실합니다.

5 그분은 의와 공평을 사랑하십니다. 야훼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6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의 입의 숨결로 하늘의 모든 군대가.

7 그분이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모으시고 깊은 곳들을 창고에 두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8 온 땅이 야훼를 두려워하여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를 경외하여라.

9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명하시자 굳게 섰습니다.

10 야훼께서 열방의 계획을 무효화하십니다. 민족들의 계획들을 막으십니다.

11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들이 대대로.





선택받은 백성

12 야훼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기업으로 선택하신 백성.

13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십니다.

14 그분이 앉으신 곳에서 굽어보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15 그들의 마음을 모두 지으신 분. 그들의 모든 일을 이해하시는 분.





참된 도움

16 왕은 큰 군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용사는 큰 힘으로 건져지지 않습니다.

17 말은 구원에 거짓됩니다. 큰 힘으로도 피하지 못합니다.

18 보십시오, 야훼의 눈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19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기근 중에도 그들을 살려두시기 위해.





기다림

20 우리 영혼이 야훼를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21 우리 마음이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2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는 대로.

시편 33편은 시편 32편에 대한 응답이다. 32편이 “의인들아 야훼로 인해 기뻐하라”로 끝나자, 33편이 “의인들아 야훼로 인해 즐거워하여라”로 시작한다. 두 편은 쌍이다.

“새 노래”(3절) — 시편에 여섯 번 등장하는 표현이다(40:3, 96:1, 98:1, 144:9, 149:1). 구원의 새 행위가 새 노래를 요구한다. 요한계시록 5:9, 14:3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새 노래”로 찬양한다.

“말씀하시자 이루어졌습니다”(9절) — 창세기 1장의 창조 방식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으라”라고 하자 있었다. 야훼의 말씀의 창조적 힘이 시로 표현된다.

다음 편 — 다윗이 광인을 가장한 후. 야훼를 찬양합니다. 알파벳 두운.




시편 34편 — 야훼를 찬양하리라

다윗의 시.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광기를 가장하다가 그를 피하여 떠났을 때.

사무엘상 21:10-15의 사건이 배경이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시편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일반 호칭으로 표기)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여 위기를 모면한 사건. 알파벳 두운 시편이다.




찬양 서원

1 내가 야훼를 항상 찬양할 것입니다. 그의 찬양이 항상 내 입에 있겠습니다.

2 내 영혼이 야훼로 인해 자랑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게 하십시오.

3 나와 함께 야훼를 크게 하여라.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구원의 간증

4 내가 야훼께 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5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은 빛나게 되며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6 이 가난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들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7 야훼의 천사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냅니다.





권면

8 야훼가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9 야훼의 성도들아, 그를 두려워하여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0 젊은 사자들도 굶주리고 궁핍합니다. 그러나 야훼를 찾는 자들은 아무 좋은 것도 부족하지 않겠습니다.





지혜 교훈

11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12 생명을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좋은 것을 보고 싶은 자는 누구냐?

13 네 혀를 악에서 지키고 네 입술을 속임에서.

14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화평을 찾아 따르라.

15 야훼의 눈이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그의 귀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16 야훼의 얼굴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려고.





의인을 건지심

17 의인들이 부르짖었고 야훼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18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들 가까이 계십니다. 영이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19 의인에게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십니다.

20 그분이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니 하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20절은 요한복음 19:36에서 예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의 성취 본문으로 인용된다.

21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죄를 받겠습니다.

22 야훼가 자기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들은 죄를 받지 않겠습니다.

“야훼가 선하신 것을 맛보아 알아라”(8절) — 베드로전서 2:3이 이 구절을 인용한다. 영적 경험의 직접성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

시편 34편은 알파벳 두운 시편이다. 각 절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한다. 완전한 찬양 — 모든 글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18절 “마음이 상한 자들 가까이 계십니다” — 시편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위로의 구절 중 하나다. 야훼의 임재는 높은 곳이 아니라 상한 마음 가까이에 있다.

다음 편 — 야훼여,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소서. 억울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시편 35편 — 억울한 자의 탄원

다윗의 시.




전쟁 기도

1 야훼여, 나를 다투는 자들과 다투소서. 나를 치는 자들과 싸우소서.

2 방패와 버클러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 창을 빼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소서.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소서.





원수의 수치

4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혼란스럽게 되소서. 내게 해를 꾀하는 자들이 물러서서 부끄럽게 되소서.

5 그들이 바람 앞의 겨 같게 되소서. 야훼의 천사가 쫓아내소서.

6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되소서. 야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7 그들이 까닭 없이 내 앞에 그물을 숨겼습니다. 까닭 없이 내 영혼을 위해 구덩이를 팠습니다.

8 파멸이 그를 갑자기 덮게 하소서.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하소서. 그 파멸에 떨어지게 하소서.





기쁨의 서원

9 내 영혼이 야훼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10 내 뼈가 모두 말할 것입니다. “야훼여, 누가 주 같습니까? 약한 자를 강한 자에게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시는 분.”





원수의 배신

11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내게 묻습니다.

12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아서 내 영혼을 외롭게 합니다.

13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으로 내 영혼을 괴롭혔습니다.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14 내가 친구나 형제처럼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슬픔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15 그러나 내가 넘어지자 그들이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치러 모였습니다. 그들이 쉬지 않고 나를 찢어댔습니다.

16 불경스럽게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이를 갈았습니다.





거듭된 탄원

17 주여, 얼마나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그들의 파멸에서 건져내소서. 사자들에게서 내 귀한 생명을.

18 내가 큰 회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무리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19 까닭 없이 나의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하소서.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눈짓하지 않게 하소서.

20 그들이 화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조용한 자들을 대적하여 속이는 말을 꾸밉니다.

21 그들이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아하, 아하, 우리 눈이 보았다”고 합니다.





야훼의 개입을 구함

22 야훼여, 주께서 보셨습니다.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내게서 멀리 하지 마소서.

23 내 하나님, 나의 주여, 깨어나서 나의 판결을 위해 일어나소서. 나의 소송을 위해.

24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로 나를 재판하소서. 그들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하소서.

25 그들이 마음에 “아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이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그를 삼켰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26 내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수치를 당하고 혼란스럽게 되소서. 나를 대적하여 자랑하는 자들이 수치와 모욕을 입게 하소서.





찬양

27 내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자기 종의 화평을 기뻐하시는 야훼는 크시다.”

28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온종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격렬한 저주 탄원 중 하나다. 원수에 대한 직접적인 저주(4-6절, 8절, 26절)가 반복된다. 이런 시편을 “저주 시편(Imprecatory Psalms)”이라고 부른다. 시편 58, 69, 109편과 함께 가장 강렬한 예다.

저주 시편은 현대 독자에게 불편하다. 그러나 이 시편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첫째,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의 허용. 둘째, 복수를 자기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원수를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야훼께 “치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다.

다음 편 — 악인의 죄악이 그 마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시편 36편 —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치고

야훼의 종 다윗의 시. 음악 지도자에게.




악인의 자화상

1 죄악이 악인의 마음속에 이릅니다. 그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2 그가 자기 눈에 자신을 너무 좋게 봅니다. 자기 죄악이 미움을 받아 발견될 때까지.

3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입니다. 지혜롭게 선을 행하기를 멈췄습니다.

4 그는 자기 침상에서 죄악을 꾸밉니다. 악하지 않은 길에 서있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18에서 바울이 1절을 인용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인류 전체의 죄 상태를 설명하는 구절들 중 마지막으로.





야훼의 인자하심

5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에 닿습니다.

6 주의 의가 하나님의 산들 같습니다. 주의 심판이 큰 깊음 같습니다. 야훼여, 주께서 사람과 짐승을 구원하십니다.

7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귀합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8 그들이 주의 집의 기름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즐거움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주께 생명의 원천이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9절은 신학적으로 풍부한 구절이다. “생명의 원천(메코르 하임, מְקוֹר חַיִּים)” — 생명이 야훼에게서 나온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봅니다” — 조명의 원리다.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더 큰 빛 때문이다. 이것은 이성의 조명론(어거스틴)과 요한복음 1:9의 “참 빛”의 철학적 뿌리가 된다.





기도

10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소서. 마음이 바른 자들에게 주의 의를.

11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오지 않게 하소서.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않게 하소서.

12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쓰러졌습니다. 엎드러졌고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시편 36편은 구조가 날카롭다. 4절까지 악인의 어두운 자화상, 5절부터 야훼의 인자하심의 찬양, 10-12절에서 기도와 확신. 악의 묘사와 인자하심의 찬양이 하나의 시 안에 충돌한다. 이 충돌이 시편 36편의 긴장이다.

“주의 즐거움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8절) — 요한계시록 22:1의 “생명수의 강”과 연결된다.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창세기 2:10),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에스겔 47장), 새 예루살렘의 강이 하나의 흐름이다.

다음 편 — 야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알파벳 두운 시편. 악인의 번성에 흔들리지 마라.




시편 37편 — 야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다윗의 시. 알파벳 두운.

시편 37편은 히브리 알파벳 두운 시편이다. 시편 1편의 두 길 주제를 확장하여 지혜 교훈으로 발전시킨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통이라는 오래된 신학적 문제를 다룬다. 욥기의 질문에 대한 지혜자의 응답이다.




악인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1 악인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2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 것이고 푸른 채소처럼 빨리 사라질 것이다.





야훼를 의지하라

3 야훼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땅에 거하며 신실함을 먹이로 삼아라.

4 야훼를 기뻐하여라. 그분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5 네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를 신뢰하여라.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6 그분이 네 의를 빛처럼 드러내실 것이다. 네 심판을 한낮처럼 드러내실 것이다.





기다려라

7 야훼 앞에 잠잠하고 그를 기다려라. 형통한 자의 길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악한 계략을 이루는 자 때문에.

8 화를 끊고 분노를 버려라. 흥분하지 마라. 그것은 악을 향할 뿐이다.

9 악인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야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10 잠깐 후에 악인은 없을 것이다. 그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가 없겠다.

11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겠다.

11절 “겸손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 마태복음 5:5의 팔복에서 예수가 직접 인용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시편 37편이 산상수훈의 원천 중 하나다.





악인의 실상

12 악인이 의인을 대적하여 꾀하고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13 주께서 그를 비웃으십니다. 그의 날이 올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14 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겼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려고. 행실이 바른 자들을 죽이려고.

15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에 들어가고 그들의 활이 꺾이겠습니다.





의인의 풍요

16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풍성함보다 낫습니다.

17 악인들의 팔이 꺾이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의인들을 붙드십니다.

18 야훼께서 온전한 자들의 날을 아십니다. 그들의 기업이 영원할 것입니다.

19 그들은 환난의 때에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기근의 날에도 만족하겠습니다.

20 그러나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야훼의 원수들이 초장의 아름다움 같이 될 것이니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야훼가 붙드시다

21 악인은 빌리고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베풀고 줍니다.

22 복을 받을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저주받을 자들은 끊어지겠습니다.

23 의인의 걸음이 야훼로부터 굳게 됩니다. 그가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24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은 시편에서 가장 실제적인 위로 중 하나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고 한다. 야훼가 손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노년의 증언

25 내가 젊었고 이제 늙었습니다. 의인이 버려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도.

26 그는 종일 베풀고 빌려줍니다. 그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다시 권면

27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28 야훼는 공평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겠습니다. 악인들의 자손은 끊어지겠습니다.

29 의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영원히 거기 살겠습니다.





지혜로운 말

30 의인의 입이 지혜를 말하고 그의 혀가 공평을 말합니다.

31 그의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의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

32 악인이 의인을 엿보고 죽이려 합니다.

33 야훼는 그를 그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재판받을 때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34 야훼를 기다리고 그의 길을 지켜라. 그분이 너를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높이실 것이다. 악인들이 끊어질 때 네가 볼 것이다.





악인의 몰락

35 내가 사나운 악인을 보았습니다. 본토의 푸른 나무처럼 무성하게 퍼진 것을.

36 그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없습니다. 그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

37 온전한 자를 바라보고 정직한 자를 보아라. 화평한 자는 끝이 있을 것이다.

38 그러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당할 것입니다. 악인들의 끝은 끊어짐이다.

39 의인들의 구원은 야훼로부터 옵니다. 그분이 환난의 때에 그들의 피난처이십니다.

40 야훼가 그들을 도우시고 건져내십니다. 악인들에게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에게 피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신학적으로 욥기의 친구들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다. “의인은 복 받고 악인은 망한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37편은 현재를 설명하지 않는다. 미래를 가리킨다. “악인은 끊어질 것이다”는 현재의 설명이 아니라 종말론적 약속이다.

“야훼를 기다리라”는 말이 이 시편에 여러 번 반복된다(7, 9, 34절). 지혜의 핵심이 기다림이다. 빠른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악인의 번성이 최종 말이 아니다. 의인의 고통도 최종 말이 아니다. 기다리는 자가 보게 될 것이다.

알파벳 두운 형식이 이 주제에 맞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 주제를 완전히, 철저히 다룬다. 삶의 모든 경험을 야훼의 통치 안에서 정렬한다.

1권(시편 1-41편)은 개인 탄원과 찬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주로 다윗 표제가 있다. 이 권은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41:13)으로 끝나는 송영을 향해 나아간다.




시편 38편 — 죄의 무게가 뼈를 눌러

표제: 다윗의 시. 기념을 위하여.




주의 진노 아래

1 야훼여, 주의 진노로 나를 꾸짖지 마소서.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 주의 화살이 내게 박혀 있고 주의 손이 나를 내리누릅니다.

3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하지 않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습니다.

4 내 죄악이 내 머리를 넘었습니다.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누르기에 견딜 수 없습니다.

38편은 시편 7대 참회시(6, 32, 38, 51, 102, 130, 143편) 중 하나다. “기념을 위하여”라는 표제는 이 시를 공동 참회의식에서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자기 죄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한다 — 욥의 경우와 다르다. 욥은 죄 없이 고통받는다. 이 시인은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





몸의 고통

5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6 나는 구부러지고 심히 굽었습니다. 종일 슬픔 가운데 다닙니다.

7 내 허리에는 화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8 나는 피폐하여 심히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합니다.

이 시는 육신의 병과 죄의 고백을 분리하지 않는다. 고대 히브리 세계관에서 몸과 영은 하나다. 뼈가 썩는 것은 양심의 무게가 몸에 새겨진 것이다. 현대 심신의학은 이 직관이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버림받음

9 주여, 내 소원이 주 앞에 있고 내 탄식이 주께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10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다했습니다. 내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11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이웃들도 내게서 멀리 섰습니다.

12 내 목숨을 찾는 자들이 올무를 놓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나를 멸하겠다고 말합니다. 종일 흉계와 속임수를 꾸밉니다.





말 없음

13 나는 귀먹은 자처럼 듣지 않고 말 못 하는 자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14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고 반박하지 않는 자 같습니다.

15 야훼여, 나는 주를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13-15절은 시편의 가장 역설적인 순간 중 하나다. 시인은 말 못 하는 자처럼 침묵하면서도 그 침묵 속에서 야훼를 바란다. 이 침묵은 체념이 아니다. 방어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위다. 욥이 결국 도달하지 못한 것, 이 시인은 고백 가운데 먼저 도달한다.





다시 고백으로

16 내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나를 향해 으스대지 못하게 하소서.”

17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내 고통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18 나는 내 죄악을 아룁니다. 내 죄를 인하여 슬퍼합니다.

19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원수들이 강하고 세어졌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20 나를 선으로 갚는 대신 악으로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고 나를 대적합니다.





버리지 마소서

21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22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돕소서.

38편은 욥기·예레미야 탄식시와 함께 성경의 가장 솔직한 고통의 언어들 중 하나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죄를 안다. 그 인식이 고통을 두 배로 만들지만, 동시에 탈출구를 연다. “야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 이것이 마지막 말이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야훼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참회시의 핵심이다.

다음 편 — 다윗은 야훼 앞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뜨겁게 타오른다.




시편 39편 — 내 날이 손바닥만 하여

표제: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여두둔에 맞추어.




입을 막다

1 나는 말했습니다. “내 길을 지키리라. 혀로 죄를 짓지 않으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2 나는 잠잠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좋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고통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3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묵상할수록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 때에 나는 혀로 말했습니다.

39편은 침묵의 역설로 시작한다. 말을 막을수록 내면의 불이 더 뜨겁게 탄다. 예레미야도 같은 경험을 기록한다 — “내 뼈 속에 불이 붙어 있어 억제할 수 없다”(예레미야 20:9). 침묵은 때로 가장 뜨거운 말이다.





덧없는 날들

4 “야훼여, 나의 끝을 알게 하소서. 내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덧없는지 알게 하소서.

5 보소서, 주께서 내 날을 손 너비만큼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람은 가장 튼튼할 때에도 완전히 헛될 뿐입니다.

6 아,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닙니다. 헛되이 수고합니다. 재물을 쌓아도 누가 거두어들일지 알지 못합니다.”

“손 너비(테파흐, טֶפַח)” — 손가락 네 개를 모은 너비, 약 8센티미터. 인간의 날들이 그 너비보다 짧다는 말이다. 코헬렛(전도서)의 “헛되고 헛되다”와 같은 정서다. 38편의 죄 고백 다음에 이 허무가 온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죄의 무게와 삶의 허무가 함께 사람을 짓누른다.





야훼만이 소망

7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8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어리석은 자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9 나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10 주의 징계를 내게서 거두소서. 주의 손이 치시므로 나는 소멸합니다.

11 주께서 죄에 대하여 사람을 책망하실 때 그 아름다운 것을 좀처럼 소멸시키십니다. 아, 사람은 진실로 헛될 뿐입니다.”





떠나기 전에

12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내 눈물을 잠잠히 보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고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이입니다.

13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주의 눈을 나에게서 돌리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나그네와 떠돌이(게르 웨토샤브, גֵּר וְתוֹשָׁב)” —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자신을 설명하던 법적 신분 용어다.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하면서 쓴 표현이다. 다윗은 이 땅에서의 삶 전체를 나그네살이로 본다. 히브리서 11:13-16이 이것을 가져와 신앙인 전체를 “하늘 고국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묘사한다.

다음 편 — 다윗은 진흙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노래한다. 새 노래가 입에 주어진다.




시편 40편 — 진흙 수렁에서 건져내어

표제: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건짐을 받다

1 나는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내게 귀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2 나를 멸망의 웅덩이에서, 진흙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3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야훼를 신뢰할 것입니다.

“진흙 수렁(보르 샤온, בּוֹר שָׁאוֹן)” — 고대 시스턴(저수조)에 갇힌 이미지다. 바닥이 진흙인 저수조에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 예레미야가 그 안에 던져졌다(예레미야 38:6). 탄식에서 찬양으로의 전환이 한 호흡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탄원시의 구조다 — 고통, 부르짖음, 야훼의 응답, 찬양.





제사보다 순종

4 야훼를 신뢰하는 자, 교만한 자와 거짓으로 돌아서는 자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5 야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우리를 위한 계획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와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내가 선포하고 말하려 해도 그 수가 너무 많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6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뚫어 주셨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7 그 때에 내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8 내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주의 율법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귀를 뚫어 주셨습니다(아자닌 카리타 리, אָזְנַיִם כָּרִיתָ לִּי)” — 히브리어 직역이다. 칠십인역(그리스어 번역)은 이것을 “주께서 나에게 몸을 예비하셨습니다”로 옮겼다. 히브리서 10:5-7이 그 번역을 가져와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되 나를 위해 몸을 예비하셨다.” 한 번역의 차이가 신학적 다리를 놓는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종으로 영원히 섬기겠다는 결단이다(출애굽기 21:6).





의를 전파하다

9 내가 큰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야훼여, 아시다시피 내 입술을 막지 않았습니다.

10 주의 의를 내 마음속 깊이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큰 회중에게 주의 사랑과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1 야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실이 나를 항상 보호하게 하소서.





다시 부르짖음으로

12 셀 수 없는 재앙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내 죄악이 나를 잡아서 나는 볼 수도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3 야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4 내 목숨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은 함께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내가 해를 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물러가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15 “아하, 아하” 하며 나를 비웃는 자들이 황폐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16 주를 찾는 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야훼는 크시다” 하고 항상 말하게 하소서.

17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40편의 후반부(13-17절)는 70편과 거의 동일하다. 한 시가 다른 맥락에서 재사용되었거나, 두 시가 공통 자료에서 왔다. 이것은 시편이 고정된 작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언어였음을 보여준다. 같은 말이 다른 상황에서 반복되어 쓰인다. 기도는 그렇게 작동한다.

다음 편 — 1권의 마지막 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를 배반한다.




시편 41편 — 가장 가까운 자의 배반

표제: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돌보는 복

1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환난 날에 그를 건지십니다.

2 야훼께서 그를 지키시고 살려 주시며 그가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원수들의 뜻에 그를 넘기지 않으십니다.

3 야훼께서 그가 병상에서 신음할 때 붙드십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41편은 시편 1권(1-41편)을 닫는 시다. 1권은 1편의 “복 있는 사람”으로 열려 41편의 “복이 있습니다”로 닫힌다. 이 수미상관이 의도적이다. 복의 주제가 1권 전체를 감싼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복의 실제 내용이다.





병중에 드리는 기도

4 나는 말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5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 “언제 그가 죽어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6 나를 보러 오는 자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그 마음에 악을 모아 나가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7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내게 대하여 속삭입니다. 내게 악을 행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8 “그에게 악한 병이 들었으니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신뢰하던 자의 배반

9 내가 신뢰하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도, 내 떡을 먹던 자도 나를 치려고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구절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 중 하나다. 요한복음 13:18에서 예수가 유다의 배반 직전에 이 구절을 인용한다 —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의 경험이 천 년 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반복된다. 성경은 같은 패턴이 역사 속에서 되풀이됨을 안다.

10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11 나의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심을 압니다.

12 주께서 내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드시고 주 앞에 영원히 나를 세우십니다.





1권 송영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 이 이중 아멘이 시편 1권(1-41편)을 닫는 인장이다. 시편은 다섯 권으로 나뉘며 각 권이 송영으로 끝난다(41, 72, 89, 106, 150편). 이 구조는 토라(모세 오경)의 다섯 권과 대응한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토라, 마음의 율법이다.

시편 2권(42-72편)이 이어진다. 1권이 주로 다윗의 시로 채워졌다면, 2권은 고라 자손의 시들로 시작한다. 다윗에서 고라의 자손들로 — 예배 공동체가 넓어진다.




시편 42편 —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표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휘자를 위하여.

시편 2권 시작. 42-43편은 본래 하나의 시편이었다. 같은 후렴구(“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가 42:5, 42:11, 43:5 세 번 반복된다.




갈망

1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내 영혼이 주를 찾아 헐떡입니다, 하나님이여.

2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3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아얄라 타아로그, כְּאַיָּל תַּעֲרֹג)” — 히브리어 아얄라는 암사슴이다. 사막 지형에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은 생사의 문제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그만큼 절박하다.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세례식 음악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3세기 히폴리투스 전례에 그 흔적이 있다.





첫 번째 후렴구

4 내가 이것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쏟아냅니다. 내가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가던 것을, 감사의 소리와 찬양의 무리와 함께 명절을 지키며 행진하던 것을.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가 내 얼굴의 구원이시요 내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이다.

이 후렴구는 세 번 나온다. 낙심을 묻고, 소망을 선포하고, 찬양을 다짐한다. 세 요소가 한 묶음이다. 낙심과 소망이 함께 살아간다 — 낙심을 부정하지 않고, 소망에 눌리지 않는다. 이 균형이 시편의 정직함이다.





요단 땅에서의 추방

6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단(Jordan · ㉸ 요르단)과 헤르몬(Hermon)에서 작은 산 미살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물이 깊은 물을 부릅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8 야훼께서 낮에는 그의 사랑을 명하시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내 마음에 있어 살아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6절은 지리적 단서를 담고 있다. 요단 강의 발원지인 헤르몬 산 지역, 곧 이스라엘 최북단이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 추방되었거나 전쟁 중이거나 포로로 끌려갔다. 그 거리가 이 갈망을 더 깊게 만든다.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이 없을 때 보인다.





하나님께 항변

9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박으로 슬프게 다닙니까?”

10 내 뼈를 찌르는 것처럼 원수들이 내게 욕합니다. 그들이 종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두 번째 후렴구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가 내 얼굴의 구원이시요 내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이다.

42편에서 시작된 이 후렴구는 43편 5절에서 세 번째로 울린다. 하나의 감정적 단위가 세 번 진동한다. 낙심 → 소망 선언 → 낙심 → 소망 선언 → 낙심 → 소망 선언. 반복할수록 설득력이 강해진다. 시인은 자기 영혼을 설득하고 있다.

다음 편(43편) — 42편과 연속되는 하나의 시. 시인은 심판을 구하고, 주의 빛과 진리가 자신을 인도하여 성전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란다.




시편 43편 — 주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이끌어

표제 없음. 42편과 하나의 시였던 것으로 본다. 같은 후렴구가 세 번째로 울린다.




심판을 구함

1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소서. 사랑 없는 민족을 상대로 내 편을 들어 주소서. 속이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2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박으로 슬프게 다닙니까?

43편에는 표제가 없다. 히브리어 필사본 전통에서 42편과 43편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시인은 동일한 원수, 동일한 압박, 동일한 갈망에서 말한다. 심판을 구하는 것은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다 — 내가 정말 버림받았는지, 원수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서 가려달라는 것이다.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

3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그것들이 나를 주의 거룩한 산으로, 주께서 계신 곳으로 이끌게 하소서.

4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오르카 베에미트카, אוֹרְךָ וַאֲמִתְּךָ)” — 빛은 현존의 상징이고, 진리는 신실함이다. 시인이 돌아가고 싶은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곳에 도달하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달라는 것이다. 길을 아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도 — 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해야 한다. 인간의 능력 바깥의 문제다.





세 번째 후렴구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가 내 얼굴의 구원이시요 내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이다.

세 번째로 울리는 이 후렴구가 42-43편 전체를 닫는다. 시인은 여전히 성전에 돌아가지 못했다. 원수는 여전히 압박한다.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를 찬양할 것이다”는 선언이 마지막 말이 된다.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방향이 바뀌었다. 이것이 42-43편이 이천 년 넘게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불려온 이유다.

다음 편 — 고라 자손의 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었는데 쫓겨난다. 왜입니까?




시편 44편 —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표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지휘자를 위하여.




조상들의 이야기

1 하나님이여, 우리가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날에,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2 주께서 이방 민족들을 손으로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3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의 빛이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4편은 공동체 탄원시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는 시다. 1-3절은 과거에 야훼가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이 기억이 현재의 부르짖음의 근거다 —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왜 이런가?





전쟁에서의 신뢰

4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야곱에게 구원을 명하소서.

5 주를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 적들을 이기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 우리를 치는 자들을 밟겠습니다.

6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7 우리를 우리 적들에게서 구원하신 분은 주이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은 주이십니다.

8 우리는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패배의 현실

9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욕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10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물러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11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히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12 주께서 주의 백성을 값도 받지 않고 파셨습니다. 그들의 값을 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13 주께서 우리를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14 주께서 우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 속담이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머리를 흔드는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 없는 고통

15 내 수치가 종일 내 앞에 있고 내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덮였습니다.

16 비방하고 욕하는 자의 소리 때문에, 원수와 복수자 때문에.

17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왔으나 우리는 주를 잊지 않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18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7-18절이 이 시편을 욥기와 같은 범주에 놓는다.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응보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시인들은 이것을 정직하게 직면한다. 신학 체계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19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이리의 처소에서 심히 상하게 하시고 죽음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20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이방 신에게 손을 폈다면,

21 하나님이 이것을 알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입니다.

22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습니다.

22절은 바울이 로마서 8:36에서 인용한다 —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나이다.” 바울은 이것이 고통의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 구절 다음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가 온다. 44편의 고통이 로마서 8장의 승리와 한 문장 안에 놓인다.





일어나소서

23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소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24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박을 잊으십니까?

25 우리의 영혼이 땅에 굽혀지고 우리의 배가 땅바닥에 붙었습니다.

26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주여, 깨소서” —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던 말을 뒤집는다. “그가 잠든 것이 아니겠느냐?”(열왕기상 18:27) 이 조롱이 이제 이스라엘이 야훼께 드리는 호소가 된다. 하나님이 정말 주무실 리 없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느껴질 때, 이 표현이 정직하다. 시편은 그 정직함을 허용한다.

다음 편 —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44편의 탄식에서 45편의 결혼 축가로 — 왕의 혼인날을 노래한다.




시편 45편 — 왕의 혼인날

표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지휘자를 위하여. 백합화에 맞추어.




시인의 말문이 열리다

1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칩니다. 내가 왕에 대해 지은 것을 말하겠습니다. 내 혀는 능숙한 서기관의 붓입니다.

45편은 성경 안에서 드문 장르다 — 순수한 왕의 결혼 축가. 에피탈라미움(Epithalamium), 혼인 노래다. 고대 근동 왕실에서 왕의 결혼을 기념하여 시인들이 지었다. 가나안의 우가릿 문헌에도 유사한 왕 찬가들이 있다. 시편 안에서 이 시는 이질적으로 느껴지지만, 이스라엘은 그 세계 안에서 살았다.





왕을 찬양하다

2 왕이여, 주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은혜가 입술에 흘러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를 영원히 복 주셨습니다.

3 용사여, 허리에 칼을 차소서. 주의 영화와 위엄을 두르소서.

4 주의 위엄으로 말을 타고 나아가 진리와 온유와 의를 위해 승리하소서. 주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5 주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열방이 왕 앞에 쓰러집니다.





왕의 보좌

6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주의 왕국의 규는 공평의 규입니다.

7 주는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이 기쁨의 기름으로 주를 기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6절은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인용되는 시편 구절 중 하나다. 히브리서 1:8-9에서 저자는 이 구절을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라고 했습니다.” 왕의 결혼 축가가 그리스도론의 텍스트가 된다. 이 본문을 왕에게 직접 “하나님(엘로힘)”이라 부른 것이 고대 독자들에게도 이례적이었다. 히브리서는 그 특이함이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읽는다.

8 주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계피 향기를 풍깁니다. 상아궁에서 흘러나오는 현악이 주를 즐겁게 합니다.

9 왕의 귀한 딸들이 왕의 시녀들 중에 있습니다.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신부에게

10 딸이여, 들으소서. 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네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으소서.

11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가 네 주인이시니 그에게 절하소서.

12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백성 가운데 부유한 자들이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13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립니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였습니다.

14 그는 수놓인 옷을 입고 왕께 인도됩니다. 그 뒤를 따르는 동무 처녀들이 왕께 나아옵니다.

15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에게 다시

16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온 땅의 군주로 삼으실 것입니다.

17 내가 주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45편은 솔로몬의 결혼식(열왕기상 3장, 아가 참조)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느 왕의 결혼식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이 시가 시편 정경에 포함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 시를 단순한 왕실 축가 이상으로 읽었음을 의미한다. 왕에게 “하나님”이라 부른 6절이 그 이유다. 이 시는 인간 왕 너머 영원한 왕을 가리켰다.

다음 편 —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마틴 루터가 이 시편으로 위대한 찬송을 지었다.




시편 46편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표제: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알라못에 맞추어.




피난처와 힘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찾기 매우 쉬운 도움이십니다.

2 그러므로 땅이 변하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바닷물이 흉용하고 뒤집힐지라도 그것이 넘쳐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셀라

46편은 종교개혁의 찬송가와 직접 연결된다. 1529년 마틴 루터(Martin Luther)가 이 시편을 바탕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Ein feste Burg ist unser Gott)」를 작곡했다. 루터는 보름스 의회 이후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며 이 시편을 읽었다. 시편 46편은 루터와 종교개혁 운동의 주제가가 되었다. 종교개혁 5백 주년인 2017년에도 가장 많이 불린 찬송이다.





도성과 강

4 한 강이 있는데 그 물줄기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처인 거룩한 곳을.

5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그 도성을 도우십니다.

6 민족들이 흉용하고 왕국들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습니다.

7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4절의 “강” —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다. 기혼 샘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문학적 이미지다.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 강도 같은 이미지 계열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처럼 도성에 생명을 공급한다.





하나님의 행하심

8 와서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소서. 그가 땅을 어떻게 황폐하게 하셨는지.

9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십니다. 활을 꺾고 창을 잘라내며 전차를 불태우십니다.





잠잠하라

10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땅 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11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잠잠하라(라푸, רְפוּ)” — 히브리어 원어는 “힘을 빼라, 느슨해져라”는 뜻이다. 두 손으로 잡으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현대 영역본이 “Be still”로 옮기는 표현이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사람이 자신을 비우는 것 — 이것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의 전제다.

7절과 11절의 반복(“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이 이 시편의 후렴구다. 세상이 무너져도 반복되는 이 한 줄이 닻이다. 루터는 이 후렴구를 그대로 살려 찬송의 마지막 줄로 썼다 — “다 이기리로다.”

다음 편 —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열방이 박수를 친다.




시편 47편 — 온 땅이여 손뼉을 쳐라

표제: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박수와 함성

1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2 야훼 지극히 높으신 분은 두려우십니다. 온 땅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3 그가 민족들을 우리 아래 굴복시키시고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두십니다.

4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를. 셀라

47편은 야훼의 왕권 시편(47, 93, 95-99편) 중 하나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선포가 이 시편 계열의 공통 주제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 시편은 로쉬 하샤나(신년절) 예배에서 일곱 번 반복해서 읽는다 —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오른 것을 기념하며. 초대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읽었다.





올라가신 왕

5 하나님이 환호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야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6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7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로운 시로 찬양하라.





열방 위의 왕

8 하나님이 열방 위에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9 민족들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입니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다” — 이것이 47편의 가장 놀라운 구절이다. 열방의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으로 포함된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민족들에게 열린다. 갈라디아서 3:14에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읽는다 —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음 편 — 시온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요새로 알려지신다.




시편 48편 — 시온의 아름다움

표제: 고라 자손의 시. 노래.




위대한 도성

1 야훼는 위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크게 찬양받으십니다.

2 그의 거룩한 산은 아름답습니다. 북쪽에 있는 시온 산은 온 땅의 기쁨이며 위대한 왕의 도성입니다.

3 하나님이 그 궁궐들 가운데서 요새로 알려지셨습니다.

48편은 시온 찬가다.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시편들(46, 48, 76, 84, 87, 122편) 중 하나다. “북쪽에 있는(야르크테 차폰, יַרְכְּתֵי צָפוֹן)” — 히브리어에서 ’차폰’은 단순히 북쪽 방향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신화에서는 신들의 산이 있는 방향이다. 우가릿 신화에서 바알의 거처가 차폰 산이다. 이스라엘 시인은 그 신화적 이미지를 야훼의 산 시온에 적용한다. 바알의 영역을 야훼의 영역으로 전환한 것이다.





왕들이 도망가다

4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습니다.

5 그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두려워 떨며 도망쳤습니다.

6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것이.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뜨리셨습니다.





직접 본 것

8 우리가 들은 것이 그러하니 만군의 야훼의 도성,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셀라

9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1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처럼 주의 찬양도 땅 끝까지 이릅니다. 주의 오른손에 의가 가득합니다.

11 주의 심판들 때문에 시온 산이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시온을 바라보라

12 시온을 돌아다니며 바라보라. 그것의 망대들을 세어 보라.

13 그것의 방벽들을 자세히 살피고 그것의 궁궐들 사이를 다녀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 함이다.

14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온을 돌아다니며 바라보라” — 예배 행렬이 예루살렘 성벽을 순례하는 모습을 담은 지시다. 고대 성전 예배에서 이런 행진 의식이 있었다. 마지막 구절 “그가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는 히브리어로 “죽음 너머까지(알 무트, עַל מוּת)”로 읽을 수도 있다. 시온의 아름다움이 마지막 인도까지 닿는다.

다음 편 — 부요함의 허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함께 죽는다.




시편 49편 — 부요함도 구속하지 못한다

표제: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모든 민족이 들어라

1 모든 민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2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함께.

3 내 입이 지혜를 말할 것이다. 내 마음의 묵상이 통찰이 될 것이다.

4 나는 비유에 귀를 기울이며 수금으로 내 수수께끼를 풀겠다.

49편은 지혜 시편이다(1, 37, 73, 112, 128편과 함께). 이 시는 잠언과 전도서의 주제를 압축한다 — 재물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 1-2절에서 “모든 민족, 낮은 자와 높은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다 부른다. 이 선포가 특정 집단이 아닌 전 인류를 향한다.





재물로 목숨을 살 수 없다

5 내가 두려운 날, 악한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날에 어찌 두려워하리요.

6 그들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부요함을 자랑합니다.

7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하나님에게 몸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8 영혼의 구속 값이 너무 비쌉니다. 영원히 포기해야 합니다.

9 그가 영원히 살고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10 그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도 죽고 어리석은 자들도 함께 멸망하고 그들의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둔다는 것을.

“영혼의 구속 값이 너무 비쌉니다” —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숨에 해당하는 속전(贖錢)이 있었다(출애굽기 30:12).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어떤 몸값도 통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마태복음 16:26으로 이어진다 —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덤의 평등

11 그들의 속마음은 그들의 집이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대대에 이르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땅들을 부릅니다.

12 그러나 사람은 존귀하게 있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도살당하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13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좋아합니다. 셀라

14 그들은 양처럼 스올에 들어가도록 정해졌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목자로 삼습니다. 새벽에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들의 형체는 스올에서 소멸하여 그들이 거주할 집도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다

15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셀라

15절은 시편에서 가장 담대한 구원 선언 중 하나다. “받으실 것이다(이카헤니, יִקָּחֵנִי)” — 같은 동사가 창세기 5:24에서 에녹에게, 열왕기하 2:10에서 엘리야에게 쓰였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 너머를 시인이 인식하고 있다. 직접적인 부활 교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스올의 경계를 넘어 사람을 건지실 수 있다는 신뢰다.





두려워하지 말라

16 사람이 부유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집의 영광이 증가할 때.

17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18 그는 살아 있는 동안 자기 영혼을 복되다 여깁니다. 사람들은 그대가 잘 된다고 칭찬합니다.

19 그는 그의 조상들의 세대로 들어가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20 존귀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살당하는 짐승들과 같습니다.

12절과 20절이 수미상관을 이룬다. “도살당하는 짐승들과 같습니다”가 두 번 반복되며 전체를 감싼다. 지혜시의 구조적 특징이다. 전도서의 결론과 같다 —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죽음 앞에서는 같다. 차이는 하나님이 건지시느냐 아니냐에 있다.

다음 편 — 아삽의 첫 시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번제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시편 50편 —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표제: 아삽의 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1 전능하신 분,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십니다.

2 완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나십니다.

3 우리 하나님이 오시어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주변에 폭풍이 매우 셉니다.

4 그가 위로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 땅을 부르십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5 “내 성도들을 내게 모아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을.”

50편은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아삽(Asaph · ㉸ 아삽)의 시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 음악 지도자로, 73-83편도 그의 이름을 달고 있다. 이 시의 장르는 예언적 고발이다 — 하나님이 법정에 이스라엘을 세우고 말씀하신다. 제사와 예배의 의미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이다.





제사에 대한 오해

6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셀라

7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증거하겠다. 나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다.

8 내가 네 제사들로 말미암아 너를 꾸짖지는 않겠다. 네 번제물이 항상 내 앞에 있다.

9 나는 네 집에서 황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10 숲 속의 모든 짐승들이 내 것이고 수천의 산 위의 짐승들도.

11 나는 산의 모든 새들을 알고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다.

12 내가 배고프더라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다.

13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제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것이 아니다. 8절이 핵심이다 — “제사들로 말미암아 꾸짖지는 않겠다.”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문제다. 마치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하는 태도, 제사로 하나님을 먹인다는 오해. 이사야 1:11-17, 아모스 5:21-24도 같은 비판을 한다.





감사의 제사

14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 네 서원을 갚으라.

15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악인에게

16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규례들을 선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내 언약을 입에 담느냐?

17 너는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등 뒤로 던졌느냐.

18 도둑을 보면 그와 함께 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어울렸느냐.

19 네 입을 악에 내어 주고 네 혀로 속임수를 꾸몄다.

20 앉아서 네 형제를 헐뜯고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했다.

21 이 일들을 네가 행하여도 내가 침묵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너 같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다. 네 눈앞에 늘어놓겠다.”





마지막 말씀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내가 찢을 때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23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자기 길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 주겠다.”

23절이 이 시편의 결론이자 핵심이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의식과 의무로 드리는 번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아삽은 이것으로 시편 2권(42-72편)과 3권(73-89편)의 신학적 중심을 세운다. 예배는 하나님을 먹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응답하는 행위다.

다음 편 — 다윗의 시.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 회개의 가장 깊은 곳.




시편 51편 — 정한 마음

표제: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긍휼을 구함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내 죄악들을 지워 주소서.

2 내 죄악을 완전히 씻어 주소서.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51편은 시편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이 파고드는 참회시다. 표제의 역사적 배경 —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직면했을 때(사무엘하 11-12장) — 이 시에 무게를 더한다. 그러나 이 시의 언어는 한 왕의 특수한 상황을 넘어 인류 보편의 죄 인식으로 열린다. 그래서 이천 년 넘게 기도의 자리에서 반복되어 왔다.





죄 인식

3 나의 죄악들을 내가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 내가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심판하실 때 순결하십니다.

5 보소서, 나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주께만 죄를 짓고” — 이것은 우리야와 밧세바에게 지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죄다. 창세기 39:9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한다 —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저지른 잘못이 결국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4절 전반부를 자기 고백록 첫머리와 연결했다.

5절을 원죄 교리의 근거로 읽어온 전통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죄의 깊이를 고백하는 시적 과장의 언어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 시인은 자신의 죄가 태생적으로 깊다고 말한다 —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본성의 문제라고.





진실하심을 바람

6 보소서, 주는 속 깊은 곳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지혜를 내게 알게 하소서.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8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들려 주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9 내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히솝, אֵזוֹב)” — 출애굽기 12:22의 유월절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쓰던 풀. 레위기 14:4-7의 나병 정결 의식에도 쓰인다. 정결 의식의 도구로 쓰인 이 식물을 시인이 소환한다. 의식적 정결을 넘어 내면의 정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버리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소서.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10절 — “창조하소서(바라, בְּרָא)”. 이 동사는 성경에서 하나님만을 주어로 쓰는 동사다(창세기 1:1).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구한다.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새 창조를 구하는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셔야 한다. 에스겔 36:26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와 같은 신학이다.

11절 —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다윗이 알고 있다(사무엘상 16:14 —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실이다.





죄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13 그러면 내가 죄인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14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15 주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의 찬양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사보다 상한 심령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7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16-17절은 50편 아삽의 신학과 이어진다. 제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상한 심령 없이 드리는 제사가 문제다. 50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51편에서 다윗이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한다. 두 시편이 신학적 대화를 나눈다.





시온과 제사

18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행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세우소서.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들을,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때에 황소들을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18-19절은 갑자기 공동체와 성전으로 전환된다. 이 두 절이 나중에 추가되었다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다 — 포로 이후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된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참회가 공동체의 회복 기도로 확장된다. 마음이 정결해진 사람이 드리는 제사,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된다.

51편의 10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는 시편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 중 하나다. 수천 년의 기도 역사가 이 한 줄 위에 쌓였다.

다음 편 — 강한 용사가 자기 힘을 자랑한다.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란다.




시편 52편 — 하나님의 집 올리브나무

표제: 다윗의 마스길. 지휘자를 위하여.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갔다고 말했을 때.




강한 자의 자랑

1 강한 자여, 어찌하여 악한 것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종일 있다.

2 네 혀가 악을 꾸민다.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속이는 것을 일삼는다.

3 너는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보다 거짓 말하기를 좋아한다. 셀라

4 너는 모든 삼키는 말을 사랑하고 속이는 혀를 가졌다.

배경: 에돔 사람 도엑(Doeg · ㉸ 도에그)이 사울에게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만남을 고발했다. 이 고발로 놉의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했다(사무엘상 22장). 도엑은 그 학살의 집행자였다. 시인은 이 인물을 바라보며 언어와 권력의 남용을 고발한다.





하나님의 심판

5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무너뜨리실 것이다. 너를 붙잡아 너의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산 자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으시리라. 셀라

6 의로운 자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에 대해 웃으며 말할 것이다.

7 “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재물의 풍요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힘을 얻었더니.”





올리브나무처럼

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다.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신뢰한다.

9 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할 것이다. 주의 이름이 좋으므로 나는 주의 성도들 앞에서 주를 바랄 것이다.

“푸른 올리브나무(제이트 라아난, זַיִת רַעֲנָן)” —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수백 년을 사는 나무다. 가뭄에도 버티고, 껍질이 벗겨져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올리브나무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자라는 인간을 상징한다. 도엑의 속이는 혀와 시인의 신뢰하는 마음이 대조된다. 악의 힘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대조된다.

다음 편 — 어리석은 자가 말한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고 말한다.




시편 53편 — 어리석은 자의 말

표제: 다윗의 마스길. 지휘자를 위하여. 마할랏에 맞추어.




하나님은 없다

1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했다. “하나님은 없다.” 그들이 부패하여 가증스러운 죄악을 지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굽어보셨다. 이해하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고.

3 모두 뒤로 물러났다. 모두 함께 더러워졌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한 명도 없다.

53편은 14편과 거의 동일하다. 두 시편이 같은 내용을 다른 하나님 이름으로 부른다 — 14편은 “야훼(여호와)”, 53편은 “엘로힘(하나님)”. 시편 편집 과정에서 같은 시가 두 권에 각각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런 중복이 시편 편집의 특징 중 하나다. “어리석은 자(나발, נָבָל)” — 도덕적 어리석음이다. 지적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신 부정이다.





아무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

4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지식이 없는가?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5 거기서 그들이 두려움 없이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다.





구원이 오기를

6 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것이다.

53편을 14편과 비교할 때 결정적 차이가 5절에 있다. 14편에 없는 “하나님이 뼈를 흩으셨다”는 구절이 53편에 추가되었다. 역사적 맥락의 차이다 — 53편은 군사적 패배나 침공의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같은 시편이 다른 역사 속에서 다른 의미로 읽혔다는 증거다. 시편은 살아있는 기도 문학이다.

다음 편 — 십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한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구한다.




시편 54편 —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표제: 다윗의 마스길.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기에 맞추어.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지 않습니까?” 했을 때.




구원을 구함

1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심판해 주소서.

2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3 낯선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셀라

배경: 십(Ziph · ㉸ 지프) 사람들은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두 번이나 그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했다(사무엘상 23:19, 26:1).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두 번 배신당한 다윗의 경험이 이 시의 바탕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4 보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5 악이 내 원수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끊어 버리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6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이 선하므로 감사하겠습니다.

7 그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가 첫 구절이고, “주의 이름이 선하므로 감사하겠습니다”가 마지막 구절이다. 이름이 처음과 끝을 잇는다. 구원을 구할 때 부른 그 이름이 감사를 드릴 때도 같은 이름이다. 탄원과 찬양이 같은 이름 위에 선다. 이것이 시편 탄원시의 구조적 원리다 — 하나님의 이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아온다.

다음 편 —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반한다. 함께 걸었고, 함께 예배했던 자가.




시편 55편 — 친구의 배반

표제: 다윗의 마스길.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기에 맞추어.




도망가고 싶다

1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간구를 숨기지 마소서.

2 내게 주목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방황합니다. 원수의 목소리 때문에, 악인의 압박 때문에. 그들이 내게 재앙을 가하고 분노로 나를 핍박합니다.

3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심히 떨립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4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왔습니다.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5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쉬리라.

6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주하리라. 셀라

7 내가 서둘러 피난처를 찾으리라. 폭풍우와 폭풍에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 이것은 도피의 환상이다. 도망가고 싶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시편은 이 솔직한 감정도 기도 언어로 허용한다.





도시의 혼란

8 내가 폭풍에서, 폭풍우에서 빠져나가리라.

9 주여, 그들의 말을 삼키소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소서. 내가 성 안에서 폭력과 다툼을 보기 때문입니다.

10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에서 두루 다닙니다. 악과 재앙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11 파멸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압제와 속임수가 그 거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친구의 배반

12 나를 욕한 것이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원수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겠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할 수 있었겠습니다.

13 그러나 그것은 내 동류, 내 동반자, 내 친숙한 친구였습니다.

14 우리가 함께 달콤하게 상의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와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12-14절은 시편에서 배반의 고통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구절이다. “원수라면 참을 수 있었겠다” — 이 논리가 고통의 핵심을 찌른다.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받는 상처는 상처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걸었던 자에게 받는 상처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친구를 아히도벨(사무엘하 15:31)로 추정한다 —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배반한 그의 모사였던 자. 예수가 유다를 바라보던 시선과 겹친다.





원수의 결말

15 죽음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기를. 그들이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가기를. 악이 그들의 거처에,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통곡하고 신음할 것입니다. 그가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18 그가 내 영혼을 나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평안히 구속하셨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으나.

19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이. 셀라 그들에게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 그는 화평한 자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언약을 어겼습니다.

21 그의 말이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의 마음속은 전쟁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기름보다 매끄러웠지만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짐을 야훼께

22 네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이다. 그는 의인이 흔들리게 허락하지 않으신다.

23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에 내려가게 하시겠습니다. 피를 흘리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절반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21절의 “버터보다 부드럽지만 마음속은 전쟁” — 언어 위선의 완벽한 묘사다. 겉과 속이 다른 말, 매끄럽게 흐르지만 실은 칼인 말. 이것이 친구의 배반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다. 22절 “네 짐을 야훼께 맡겨라”는 이 모든 고통의 해답이다. 해결이 아니다 — 해결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맡기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7이 이것을 인용한다.

다음 편 — 다윗이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두려움 가운데 찬양.




시편 56편 —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합니다

표제: 다윗의 믹담. 지휘자를 위하여. 멀리 있는 비둘기의 말 없는 비둘기에 맞추어.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서 그를 잡았을 때.




원수들의 위협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 합니다. 온종일 싸우면서 나를 압박합니다.

2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나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3 내가 두려울 때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4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이 내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56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10-15다 —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왕 아기스(Achish · ㉸ 아키스)에게로 도망갔다가 신분이 탄로나자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여 살아난 일. 극도의 공포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3절 “내가 두려울 때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가 나온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두려우면서도 의지한다.





내 눈물을 담으소서

5 온종일 그들이 내 말을 꼬아서 해석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은 내게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6 그들이 모여서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발자국을 지켜봅니다. 내 목숨을 노렸습니다.

7 악으로 그들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시어 민족들을 내려치소서.

8 주께서 내 유리함을 계수하셨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메 딤아티 베노드카, שִׂימָה דִמְעָתִי בְנֹאדֶךָ)” —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다. 고대 근동에서 눈물을 담는 작은 유리병(라크리마토리, lacrimatory)이 실제로 사용되었다. 로마 시대 무덤에서 발굴된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눈물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병에 담아 두신다고 믿는다. 기록된다. 기억된다.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9 내가 부를 그 날에 원수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압니다.

10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야훼를 의지합니다. 나는 그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11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서원을 갚겠습니다

12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 제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13 주께서 내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것입니다.

4절과 10-11절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가 후렴처럼 반복된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 두려움과 신뢰가 공존한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다, 감정 상태 보고가 아니다. 13절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갈 것이다”는 시편 23편 “죽음의 그늘 골짜기”와 대조된다. 같은 고통 속에서 다른 빛이 보인다.

다음 편 — 다윗이 동굴에서. 그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어도 찬양한다.




시편 57편 — 새벽을 깨우리라

표제: 다윗의 믹담. 지휘자를 위하여. 알 타스헷에 맞추어.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 안에 있을 때.




주의 날개 아래

1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2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3 그가 하늘에서 보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 하는 자를 욕하시면서.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을 보내실 것입니다.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꽃 같은 자들 사이에 누워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소서

5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5절과 11절의 이 반복이 57편의 후렴구다. 극도의 위험 상황에서 — 동굴에 숨어, 사자들에 둘러싸여 —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기 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먼저 구한다. 이 순서가 놀랍다.





올무와 구덩이

6 그들이 내 발걸음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내 영혼이 굽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들이 그 한가운데 빠졌습니다. 셀라





새벽을 깨우리라

7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굳건합니다. 내 마음이 굳건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8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9 주여, 내가 민족들 가운데 감사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10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이르고 주의 진실하심이 구름에 미칩니다.

11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아우레라 샤하르, אַעִירָה שָּׁחַר)” — 밤새 동굴에서 숨어있던 시인이 새벽을 맞이하며 먼저 찬양을 시작한다. 수금과 비파를 깨운다. 새벽이 시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새벽을 깨운다. 능동적인 찬양이다. 두려움에서 찬양으로의 전환이 이 시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57편의 7-11절은 108편의 첫 부분과 거의 동일하다 — 시편 편집자들이 이 아름다운 찬양 단락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사용했다.

다음 편 — 권력자들의 부패. 의인이 과연 보상을 받는가?




시편 58편 — 의인에게 과연 상이 있는가

표제: 다윗의 믹담. 지휘자를 위하여. 알 타스헷에 맞추어.




권력자들에게 묻는다

1 너희 권력자들아, 너희가 과연 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평하게 사람의 아들들을 심판하느냐?

2 아니다. 너희가 마음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 땅에서 너희 손의 폭력을 저울질한다.

3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길을 잃어 거짓말을 합니다.

4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의 독 같습니다.

5 술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아무리 능숙한 마법사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58편은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예언자적 시편이다. 1절 “권력자들(엘림, אֵלִים)”은 “신들”이라는 뜻도 된다. 시편 82편과 같은 표현이다. 하늘의 심판 법정에서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 야훼가 말씀하시는 구조다.





심판을 구함

6 하나님이여, 그들의 이빨을 꺾어 버리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들의 큰 이빨을 부수소서.

7 그들이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소서. 그들이 자기 화살들을 당길 때 그것들이 꺾이게 하소서.

8 달팽이가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소서. 세상을 보지 못한 여인의 낙태아처럼.

9 가시나무들이 불꽃을 느끼기 전에, 날것으로든지 타는 것으로든지, 그가 그것들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의인의 기쁨

10 의인은 원수가 갚음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을 것입니다.

11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과연 의인에게 열매가 있다. 과연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10절의 이미지 — 피에 발을 씻는다 — 는 현대 독자에게 충격적이다. 이것은 고대 전쟁 문학의 관습적 표현이다(신명기 32:42, 시편 68:23). 시인이 개인적 복수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11절이 이 시편의 신학적 핵심이다 — “과연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의인이 보상을 받는다는 확신. 73편이 이 질문을 다시 깊이 파고든다.

다음 편 — 다윗이 사울의 신하들에게 집이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시편 59편 —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표제: 다윗의 믹담. 지휘자를 위하여. 알 타스헷에 맞추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에 사람들을 보내어 지켰을 때.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소서

1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원수들로부터 건지소서.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2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3 보소서,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하였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모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야훼여.

4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들이 달려와 자리를 잡습니다. 깨어 나를 도우소서.





개들처럼 돌아다닌다

5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이십니다. 일어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의를 품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6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개들처럼 울부짖으며 성읍을 둘러다닙니다.

7 보소서, 그들의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들의 입술에 칼들이 있습니다. “누가 듣겠느냐?”고 합니다.





나의 힘, 나의 피난처

8 그러나 야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주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조롱하십니다.

9 나의 힘이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10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실 것입니다.

9절의 후렴구 형식이 17절에서 반복된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 이것이 이 시편의 닻이다. 원수들이 개처럼 달려와도, 그들의 혀가 칼이어도, 시인의 눈은 야훼를 향한다. 방향의 선택이다.





두 번째 후렴

11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리저리 흔드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주여, 내려치소서.

12 그들의 입의 죄 곧 그들의 입술의 말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교만 때문에 잡히게 하소서. 그들이 저주하고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13 진노로 소멸하소서. 소멸하소서. 더 이상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서, 땅 끝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소서. 셀라

14 그들이 저녁에 돌아와 개들처럼 울부짖으며 성읍을 둘러다닙니다.

15 그들이 먹을 것을 위해 떠돌다가 배부르지 않으면 밤을 지새웁니다.





힘과 찬양

16 그러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환난 날에 나의 도피처이시기 때문입니다.

17 나의 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14절의 “개들처럼 울부짖으며 성읍을 둘러다닌다”가 반복된다. 같은 위협이 여전히 있다. 그런데 16-17절의 찬양이 그것을 감싼다.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위협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이다. 새벽과 아침, 밤의 대비도 선명하다. 개들이 밤에 울부짖지만, 시인은 아침에 찬양한다. 시간이 신학적 의미를 갖는다.

다음 편 — 전쟁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60편 —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표제: 다윗의 믹담. 지휘자를 위하여. 가르치기 위해. 수산에둣에 맞추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울 때, 요압이 돌아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이천 명을 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소서.

2 주께서 땅을 흔들고 갈라놓으셨습니다. 그것의 갈라진 틈을 고치소서. 그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3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4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셨습니다. 진실 때문에 그것을 세우게 하소서. 셀라





하나님의 말씀

5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6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겠다. 숙곳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7 길르앗은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이고 유다는 나의 규다.

8 모압은 내 세숫대야이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겠다.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쳐라.”

6-8절은 고대 지중해의 지리를 군사·통치 이미지로 나열한다. 이 지역 전체가 야훼의 통치 아래 있다는 선포다. 108편 7-9절에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된다. “에돔에 내 신발을 던진다” — 신발을 던지는 것은 소유권 주장의 표시였다(룻기 4:7-8).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9 견고한 성으로 누가 나를 인도하겠습니까? 에돔에 이르기까지 누가 나를 안내하겠습니까?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나가지 않으십니까?

11 우리에게 대적으로부터 도움을 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12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강하게 행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원수들을 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11절 —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쉐와 테쉬우아트 아담, שָׁוְא תְּשׁוּעַת אָדָם).” 108편도 이것을 반복한다. 패배를 경험한 자만 이것을 안다. 동맹도, 군사력도, 전략도 — 야훼 없이는 헛되다. 이것이 신학적 통찰이 아니라 전장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다.

다음 편 — 피난처를 향해 부르짖는다. 땅 끝에서.




시편 61편 — 땅 끝에서 부르짖습니다

표제: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기에 맞추어.




땅 끝에서

1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고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강한 망대이십니다.

4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셀라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 지리적 극단이 감정적 극단을 표현한다. 가장 멀리,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확신이 이 거리를 무너뜨린다. “나보다 높은 바위” — 스스로 오를 수 없다. 인도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겸손한 기도의 언어다.





왕을 위한 기도

5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서원을 들으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6 주께서 왕의 생명에 날들을 더하소서. 그의 연수가 대대에 이르게 하소서.

7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인자와 진실을 세워 그를 보호하소서.





찬양의 서원

8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61편은 짧지만 구조가 선명하다. 탄원(1-4절) → 신뢰 선언(5절) → 중보(6-7절) → 찬양 서원(8절). 왕을 위한 중보가 중간에 끼어있다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이다. “왕의 생명에 날들을 더하소서” — 이것은 다윗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후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해석이 갈린다. 어느 쪽이든, 개인의 고통이 왕국의 안녕을 향한 중보로 확장된다.

다음 편 —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라. 사람은 헛되다.




시편 62편 — 오직 하나님만

표제: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여두둔에 따라.




잠잠히 기다린다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옵니다.

2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3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한 사람을 치려느냐? 너희 모두가 그를 기울어진 담처럼, 무너진 울타리처럼 죽이려 한다.

4 그들이 오직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의논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즐깁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셀라





오직 하나님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옵니다.

6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의 반석과 나의 피난처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8 백성들아, 항상 그를 신뢰하라. 그 앞에 너희 마음을 부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셀라

1절과 5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아크 엘 엘로힘 두미야 나프쉬, אַךְ אֶל אֱלֹהִים דּוּמִיָּה נַפְשִׁי)”가 반복된다. 히브리어 ’두미야’는 소리 없는 기다림, 내면의 고요함이다.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소음 없이 기다린다. 이것이 “오직(아크, אַךְ)”의 의미다. 다른 것을 섞지 않는 순수한 집중.





사람의 헛됨

9 낮은 사람들은 헛됩니다. 높은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저울에 달면 그들이 모두 합쳐서 숨결보다 가볍습니다.

10 압제를 신뢰하지 말고 도적질에서 헛된 희망을 품지 마라.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11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나는 들었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12 주여, 인자하심도 주께 속합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9절 — “낮은 사람들은 헛됩니다. 높은 사람들은 거짓입니다.” 신분과 권력이 다 같이 공허하다. 전도서의 언어다. 저울에 달면 다 함께 “숨결(헤벨, הֶבֶל)보다 가볍다” — 이 헤벨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다. 62편은 49편과 함께 부와 권력의 허무를 노래하는 시편 계열이다. 그러나 11-12절에서 방향을 돌린다. 능력도, 인자함도 하나님께 있다 — 사람이 아니라.

다음 편 — 광야에서 주를 찾는다. 물 없는 메마른 땅에서.




시편 63편 — 물 없는 땅에서 주를 찾습니다

표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의 갈망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겠습니다. 물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2 내가 성소에서 주를 뵌 것처럼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려 합니다.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63편의 배경은 유다 광야다 — 사울을 피하던 시기이거나 압살롬의 반란 때일 것이다. 물 없는 광야가 마른 영혼의 이미지가 된다. 그런데 시인은 그 갈망 가운데서 성소를 기억한다. 성소에서 본 것을 광야에서 찾는다. 물이 없는 곳에서 생명보다 나은 것을 노래한다.





주의 날개 그늘

4 그리하면 내가 평생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겠습니다.

5 내 영혼이 기름진 것과 비계로 배부름처럼 만족합니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합니다.

6 내가 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중에도 주를 생각합니다.

7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가 기뻐 외칩니다.

8 내 영혼이 주께 매달립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원수의 결말

9 내 목숨을 찾는 자들이 멸망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0 그들이 칼의 힘에 넘겨지고 여우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11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 안에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자랑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이 막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 없고 메마른 땅에서 주를 갈망한다” — 42편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미지와 같은 계열이다. 결핍이 갈망을 만든다. 풍요로울 때 느끼지 못하던 것을 광야에서 발견한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 이것이 63편의 핵심이다. 물보다, 음식보다, 생명 자체보다 나은 것이 있다. 그것이 야훼의 인자하심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광야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

다음 편 — 원수들의 음모. 그러나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에게 돌아온다.




시편 64편 — 그들의 화살이 그들에게 돌아온다

표제: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숨겨진 음모

1 하나님이여, 내가 원통함을 토할 때 내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호하소서.

2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소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의 무리에서 나를 숨기소서.

3 그들이 칼처럼 자기 혀를 갈고 쓴 것처럼 화살 곧 악한 말을 당겨 쏩니다.

4 그들이 숨은 곳에서 흠 없는 자를 쏩니다.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5 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올무를 몰래 놓는 것을 의논하며 “누가 그것을 보겠느냐?”고 말합니다.

6 그들이 죄악을 찾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계획을 실행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과 마음이 깊습니다.

64편은 혀를 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이다. 55편의 친구 배반, 52편의 도엑 고발에 이어지는 주제다. 시편 곳곳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혀다. “칼처럼 혀를 간다”는 이미지가 52편, 55편, 57편, 64편에 반복된다.





하나님의 화살

7 그러나 하나님이 화살로 그들을 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8 그들의 혀가 그들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고개를 흔들 것입니다.

9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생각할 것입니다.





의인의 기쁨

10 의인이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에게 피할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자랑할 것입니다.

64편은 구조적 아이러니로 끝난다. 악인들이 화살을 쏘았더니(3-4절), 하나님이 화살로 그들을 쏘신다(7절). 악인들이 숨어서 음모를 꾸몄더니(5절), 그들이 갑자기 쓰러진다(7절). 그들이 “누가 보겠느냐?”고 했더니(5절), 모든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다(9절). 시인이 처음에 “숨겨 달라”고 구했는데(2절), 결국 숨겨진 것은 악인들이다. 시편의 반전 구조가 탁월하다.

다음 편 — 시온에서의 찬양. 땅 끝까지 주의 구원이 소망이다.




시편 65편 — 온 땅이 노래로 가득

표제: 다윗의 시. 노래. 지휘자를 위하여.




시온의 찬양

1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주를 찬양함이 합당합니다. 주께 서원을 갚겠습니다.

2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옵니다.

3 죄악의 말들이 나를 이깁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주께서 용서하십니다.

4 주께서 선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의 좋은 것, 주의 성전의 거룩함으로 만족합니다.

65편은 추수 감사의 시편이다. 봄 비와 가을 수확을 하나님의 선물로 노래한다. 그러나 단순한 농업 감사가 아니다 — 자연의 풍요가 죄 용서(3절)와 연결된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죄도 돌보신다. 창조와 구원이 하나의 행위로 묶인다.





구원의 하나님

5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의로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땅 끝과 먼 바다의 소망이십니다.

6 주께서 힘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시고 능력으로 두르셨습니다.

7 주께서 바다의 소란과 물결의 소란과 민족들의 소란을 잠잠케 하십니다.

8 땅 끝에 사는 자들이 주의 표적들을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아침이 시작되는 곳과 저녁이 되는 곳에서 노래하게 하십니다.





땅에 내리는 비

9 주께서 땅을 돌아보시고 물을 내리시어 크게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이 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그들의 곡식을 예비하십니다. 주께서 그렇게 그것을 예비하십니다.

10 주께서 밭이랑들을 흠뻑 적시고 고랑들을 고르게 하십니다.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거기서 자라는 것을 복 주십니다.

11 주의 은혜의 해에 관을 씌우십니다. 주의 발자국에서 기름이 떨어집니다.

12 광야의 초원들이 넘쳐흐릅니다. 언덕들이 기쁨으로 둘러 있습니다.

13 초원들이 양 떼로 덮입니다. 골짜기들이 곡식으로 덮입니다. 그것들이 즐거이 외치고 노래합니다.

65편의 마지막 그림 — 초원이 노래하고, 골짜기가 외친다. 자연이 예배에 참여한다. 이것은 시적 과장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자연의 본래 모습이다. 로마서 8:19-22의 “피조물이 고대한다”는 신학이 여기서 예고된다. 65편은 시편 탄원들의 세계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 비가 내리고, 씨앗이 자라고, 언덕이 기뻐하는 세계. 두 세계가 모두 기도의 언어다.

다음 편 — 출애굽을 기억한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66편 —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표제 없음. 노래. 시. 지휘자를 위하여.




온 땅이여 외쳐라

1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외쳐라.

2 그의 이름의 영광을 노래하여라. 그의 찬양을 영화롭게 노래하여라.

3 하나님께 아뢰어라. “주의 행하심이 어찌 그리 두렵습니까. 원수들이 주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굴복합니다.

4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셀라





하나님의 행하심

5 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사람의 자손들에게 행하심이 두렵습니다.

6 그가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발로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7 그가 능력으로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의 눈이 민족들을 살피십니다. 반역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하소서. 셀라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습니다” —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기억한다(출애굽기 14장). “강을 건넜습니다” —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입성(여호수아 3-4장). 두 사건을 한 호흡에 담는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두 지점을 찬양의 근거로 삼는다. 과거 구원의 기억이 현재 찬양의 연료다.





시험을 통과하여

8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그의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하여라.

9 그가 우리 영혼을 생명 가운데 두셨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은을 불에 정련하듯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11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가두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습니다.

12 주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로 타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풍요한 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10-12절은 신학적으로 깊다. 시험과 단련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한다. 불과 물이 하나님의 도구다.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러나 결국 “풍요한 곳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가 된다. 단련이 완성이 아니라 인도의 과정이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13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주께 내 서원을 갚겠습니다.

14 그것들은 내 입술이 약속한 것들이고 내가 환난 중에 말한 것들입니다.

15 내가 살진 것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수양의 향기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소와 염소들을 드리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16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 행하신 것을 전하겠다.

17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높임이 내 혀 아래 있었습니다.

18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19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20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18절 —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다. 기도의 성실함을 말하는 것이다. 51편의 참회 이후 깨끗해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다. 66편은 탄원과 찬양을 하나로 묶는다. 환난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응답을 감사한다.

다음 편 —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땅 끝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시편 67편 — 땅 끝이 주를 경외하리로다

표제 없음. 시. 노래. 지휘자를 위하여. 현악기에 맞추어.




민족들을 향한 복

1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2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도록.

3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67편은 민수기 6:24-26의 아론의 축복(“야훼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을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나 방향이 다르다. 아론의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지만, 67편은 그 복을 열방에 대한 선교적 동기와 연결한다 —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이유가 열방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창세기 12:2-3의 “네가 복이 될 것이라”가 이 시편 안에서 울린다.





만민이 찬양하게 하소서

4 민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공평하게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세상의 민족들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셀라

5 하나님이여,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땅의 소산

6 땅이 그 소산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7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들이 그를 경외할 것입니다.

67편은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진 시편 중 하나다. 일곱 절에 “민족들”, “모든 백성들”, “세상의 민족들”, “땅의 모든 끝들”이 다 들어있다. 이스라엘의 국가 예배가 세계 선교의 비전으로 열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자기 목적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통로다. 이 신학이 이사야 2:2-4, 42:6, 49:6의 “이방의 빛”으로 이어지고, 마태복음 28:19의 지상명령으로 완성된다.

다음 편 —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진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시온에서 찬양받으신다.




시편 68편 —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표제: 다윗의 시. 노래. 지휘자를 위하여.




원수들이 흩어진다

1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이 흩어집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도망칩니다.

2 연기가 몰려가는 것처럼 그들을 몰아내소서. 밀랍이 불 앞에서 녹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3 의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1절은 민수기 10:35의 언약궤 행진 기도를 직접 인용한다 — “야훼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을 흩으소서.” 68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행렬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사무엘하 6장 또는 역대상 15-16장). 시편 중 가장 역동적이고 복잡한 시편 중 하나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4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구름들을 타는 그를 높이 세워라. 야훼가 그의 이름이니 그 앞에서 즐거워하라.

5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재판관이십니다.

6 하나님이 외로운 자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 내어 번영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역하는 자들은 메마른 땅에 삽니다.

5-6절이 68편의 신학적 심장이다. 하나님의 왕권(1절)과 하나님의 돌봄(5-6절)이 하나다. 원수들을 흩으시는 같은 하나님이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변호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가족을 주신다. 권능과 인자함이 분리되지 않는다.





출애굽의 행진

7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실 때, 광야를 통해 행진하실 때, 셀라

8 땅이 흔들렸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졌습니다. 이 시나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9 하나님이여, 주께서 풍부한 비를 내리셨습니다. 지쳐있던 주의 유업을 주께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10 주의 회중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선하심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왕들이 도망친다

11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이 큰 무리입니다.

12 “왕들과 군대들이 도망치고, 도망칩니다.” 집에 있는 여인들도 전리품을 나눕니다.

13 너희가 양 우리들 사이에서 누울 때에 비둘기의 날개들이 은으로, 그것의 깃털들이 황금빛 초록으로 덮입니다.

14 전능자가 왕들을 그 안에서 흩으실 때 살몬(Zalmon · ㉸ 차르몬)에 눈이 내렸습니다.





시온의 행진

15 바산의 산이 하나님의 산이고 바산의 산이 봉우리들의 산입니다.

16 많은 봉우리들을 가진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산을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17 하나님의 전차가 이만이요, 수천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시나이가 성소 안에 있습니다.

18 주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시며 포로를 이끌고 사람들에게서 선물들을 받으셨습니다. 반역한 자들에게서도. 야훼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

18절은 에베소서 4:8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적용된다 — “높은 곳에 올라가 사로잡힌 자를 이끌었다.” 시편의 언약궤 행진이 그리스도의 천상 왕권으로 읽힌다. 그러나 바울은 “주었다”와 “받았다”를 바꾼다. 하나님이 받으신 선물이 교회에 주어진다. 시편 텍스트를 다시 쓴 것이 아니라 성취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다.





일상의 짐을 지시는 분

19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셀라

20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피하는 것들이 주 야훼께 속합니다.





하나님의 행렬

21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그들의 죄 가운데 걷는 자들의 털 많은 정수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22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산에서 데려오겠다. 깊은 바다의 깊은 데서 데려오겠다.

23 네 발이 피에 잠기도록 네 개들의 혀가 원수들 중에서 제 몫을 얻도록.”

24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의 행렬을 보았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왕의 행렬을.

25 노래하는 자들이 앞에 가고 연주자들이 뒤에 따르고 처녀들이 소고를 치면서 그 사이에 있습니다.

26 회중들에서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자들아, 야훼를 송축하여라.

27 거기에 작은 베냐민, 그들의 통치자가 앞에 있고 유다의 방백들과 그들의 무리가 있고 스불론의 방백들과 납달리의 방백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28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하셨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29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을 위해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져올 것입니다.

30 갈대 숲의 짐승, 황소의 무리, 송아지들의 무리를 꾸짖으소서. 그들이 은 조각들을 발로 밟으며 굴복하게 하소서. 전쟁을 즐기는 민족들을 흩으소서.

31 애굽에서 귀인들이 나오고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을 것입니다.





온 땅의 찬양

32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여라. 주께 찬양하여라. 셀라

33 태초부터 있는 하늘들의 하늘들을 타시는 분께. 보라, 그가 능력의 소리를 내십니다.

34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라.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위에 있습니다.

35 하나님이여, 주는 성소에서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8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긴 찬양시 중 하나다. 출애굽의 행진, 시나이의 계시, 가나안 정복, 예루살렘 입성이 모두 담겨 있다. 구원 역사 전체가 한 편의 행진곡으로 울린다. 31절의 에티오피아가 손을 뻗는 이미지는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으로 성취된다. 67편이 씨앗이라면 68편은 그 꽃이다.

다음 편 — 깊은 물들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야훼를 위해 비방을 당합니다.




시편 69편 — 깊은 물들이 내 목까지

표제: 다윗의 시. 지휘자를 위하여. 백합화에 맞추어.




깊은 물에 빠지다

1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목까지 찼습니다.

2 내가 발 디딜 곳이 없는 깊은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결이 나를 덮었습니다.

3 내가 부르짖다 지쳐 내 목이 말랐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다리다 내 눈이 흐려졌습니다.

4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카락보다 많습니다. 거짓으로 나의 원수가 된 자들, 내가 빼앗지 않은 것을 내가 갚아야 합니까?

69편은 시편 전체에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 하나다. 요한복음(2:17, 15:25, 19:28-29), 로마서(11:9-10, 15:3), 사도행전(1:20)에서 예수의 삶과 죽음에 적용된다. 특히 21절 “쓸개를 내 음식으로 주었으며 갈증에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 요한복음 19:28-29의 십자가 장면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를 위한 비방

5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십니다. 나의 죄들이 주께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6 만군의 주 야훼여, 나로 말미암아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나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자들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7 내가 주를 위해 비방을 당했습니다.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8 내가 내 형제들에게 낯선 자가 되었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에게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9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쏟아졌습니다.

9절 —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습니다.” 요한복음 2:17에서 제자들이 예수가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보고 이 구절을 기억한다. 다윗의 고통이 예수의 행동에서 메아리친다. 그리스도는 이 시편을 자기 것으로 삼아 살았다.





기도의 때

10 내가 울며 내 영혼을 금식으로 단련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11 내가 굵은 베를 옷으로 입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습니다.

12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놀립니다. 술꾼들이 나를 풍자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13 그러나 야훼여, 내 기도가 주께 이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인자하심으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구원의 진실하심으로.

14 나를 진흙에서 건져 주소서.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15 물결이 나를 덮지 않게 하소서. 깊음이 나를 삼키지 않게 하소서. 구덩이가 내 위에 입을 닫지 않게 하소서.

16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많은 긍휼로 내게 돌아서소서.

17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가운데 있으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쓸개와 식초

18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그것을 구속하소서. 내 원수들 때문에 나를 속량하소서.

19 주께서 나의 비방과 내 수치와 내 모욕을 아십니다. 나의 적들이 모두 주 앞에 있습니다.

20 비방이 내 마음을 부수었습니다. 나는 매우 병들었습니다. 위로해 줄 자를 바랐지만 없었고 위로자를 바랐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21 그들이 내 음식으로 쓸개를 주었고 내 갈증에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21절은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7:34와 요한복음 19:29이 이 구절을 기억하며 기록한다. 다윗의 고통의 언어가 천 년 후 예수의 죽음에서 성취된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증거다.





원수들에 대한 저주

22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서 올무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23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허리를 항상 떨리게 하소서.

24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소서. 주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게 하소서.

25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22-25절은 사도행전 1:20에서 유다의 배반과 죽음에 적용된다 —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소서.” 시편의 탄원이 역사적 사건의 예언이 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26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의 상처 입은 자들의 고통에 더 보탭니다.

27 그들의 죄에 죄를 더하소서. 그들이 주의 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28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29 나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이소서.

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겠습니다.

31 뿔과 발굽이 있는 황소보다 이것이 야훼를 더 기쁘게 합니다.

32 겸손한 자들이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여, 너희 마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33 야훼는 가난한 자들을 들으시고 그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34 하늘과 땅이 그를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찬양할 것입니다.

35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도성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36 그의 종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물려받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안에 살 것입니다.

69편은 고통에서 찬양으로, 탄원에서 감사로 이어지는 시편의 기본 구조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준다. 31절 — “황소보다 노래가 야훼를 더 기쁘게 한다.” 50편 아삽의 신학과 같다. 제의보다 마음이 먼저다.

다음 편 — 속히 나를 도우소서. 40편 후반의 반복.




시편 70편 — 속히 나를 도우소서

표제: 다윗의 시. 기념을 위하여. 지휘자를 위하여.



1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 내 목숨을 찾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낭패하게 하소서. 내가 해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물러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3 “아하, 아하” 하며 나를 비웃는 자들은 자기 수치 때문에 물러가게 하소서.

4 주를 찾는 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말하게 하소서.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오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야훼여, 지체하지 마소서.

70편은 40편 13-17절과 거의 동일하다. 독립적으로도 사용되고 큰 시편의 일부로도 사용된 기도다. 긴급함이 이 시편의 전부다 —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 다섯 절 모두 짧다. 상황의 긴박함이 언어의 압축으로 나타난다. 예배에서 가장 많이 쓰인 긴급 탄원문 중 하나다. 수도원 전통에서 매 시간 기도를 시작할 때 이 시편을 사용했다 —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음 편 — 노년까지 함께 하소서. 늙어서도 버리지 마소서.



시편 71편 — 늙어서도 버리지 마소서

표제 없음.




평생의 피난처

1 야훼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나를 피하게 하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3 주는 내가 항상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소서. 나를 구원하기로 명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4 하나님이여, 악인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불의하고 잔혹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5 주 야훼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의 신뢰이십니다.

6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의지했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나를 내신 분이 주이십니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71편은 표제가 없는 특이한 시편이다. 내용상 노인의 시편이다. “어렸을 때부터(5절)”, “어머니의 배에서(6절)”, “늙어서도(9절)”, “이제 늙어 백발이 되었어도(18절)” — 전 생애를 아우른다. 이 노인은 자신의 전 생애가 야훼의 돌보심의 역사라고 노래한다.





늙어서도 버리지 마소서

7 내가 많은 자들에게 이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강한 피난처이십니다.

8 내 입이 주의 찬양으로, 종일 주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9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0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11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쫓아가서 잡아라. 건져 줄 자가 없다”고 합니다.

12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3 내 영혼의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고 소멸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는 자들은 모욕과 수치를 입게 하소서.





평생의 찬양

14 나는 계속 소망을 품겠습니다. 주의 찬양을 더욱더 더하겠습니다.

15 내 입이 주의 의를 전하겠습니다. 종일 주의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그 수를 알 수 없지만.

16 내가 주 야훼의 능력으로 오겠습니다. 주만의 의를 전하겠습니다.

17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18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어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능력을 올 모든 자들에게 전할 때까지.

18절이 이 시편의 신학적 정점이다. 노인의 기도가 단순히 자기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자기 생명의 의미를 전수에서 찾는다. 이것이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찬양으로 마치다

19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하늘 높이 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와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20 주께서 내게 많고 심한 환난을 보이셨습니다만 내 생명을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21 나의 존귀를 크게 하시고 돌이키시어 나를 위로하소서.

22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의 진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23 내가 주를 노래할 때 내 입술이 즐거워하겠습니다. 내 영혼도, 주께서 속량하신 것도.

24 내 혀도 종일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노래하겠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71편은 탄원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 노인이 전 생애를 돌아보며 야훼의 신실하심을 노래한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와 18절 “이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가 이 시편의 핵심이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리고 기독교 노인 예배 전통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

다음 편 — 솔로몬의 시. 왕이 의로 통치하면 온 땅이 번성한다. 2권의 끝.




시편 72편 — 강에서 땅 끝까지

표제: 솔로몬의 시.




왕을 위한 기도

1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소서.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2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주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게 하소서.

3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하소서. 언덕들도 의로 말미암아.

4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고 궁핍한 자들의 자녀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를 부수게 하소서.

72편은 솔로몬의 시 또는 솔로몬을 위한 시다. 히브리어 “리슐로모(לִשְׁלֹמֹה)”는 양쪽으로 읽힌다. 이 시는 왕의 이상적 통치를 노래한다. 의, 공의, 가난한 자 돌봄, 평화 — 이것이 왕권의 내용이다. 군사력이나 영토 확장이 아니다. 고대 근동의 왕권 신학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자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 세워졌다”고 서문에 선언한다.





왕의 긴 수명

5 주께서 해가 있는 동안 사람들이 왕을 경외하게 하소서. 달이 있는 한 대대로.

6 그가 이슬 같이 풀 위에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리게 하소서.

7 그의 날들에 의인이 번성하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크게 평화가 있게 하소서.





강에서 땅 끝까지

8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하게 하소서. 강에서 땅 끝까지.

9 광야에 사는 자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소서.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게 하소서.

10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오게 하소서. 스바와 세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게 하소서.

11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8절 “강에서 땅 끝까지” — 스가랴 9:10이 이것을 평화의 왕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한다. “그가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미칠 것이다.” 10절 스바와 세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 마태복음 2장의 동방 박사 방문과 연결된다. 이 왕의 통치 이야기가 메시아를 예고한다.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왕

12 그가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도움 받지 못한 궁핍한 자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 그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14 그가 압제와 폭력에서 그들의 영혼을 구속할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그의 눈에 소중히 여겨질 것입니다.

15 그가 살 것이고 스바의 금이 그에게 드려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에게 복을 빌겠습니다.





풍요로운 나라

16 땅에서 산 꼭대기에 곡식이 풍요롭게 하소서. 레바논처럼 그 열매가 흔들리게 하소서. 도성에서 사람들이 땅의 풀처럼 번성하게 하소서.

17 그의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이어지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하소서. 그들이 그를 복되다 하게 하소서.

17절 “모든 민족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하소서” — 창세기 12:3의 아브라함 언약(“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이 이 왕을 통해 성취된다는 선언이다. 솔로몬으로 시작되었지만 솔로몬에서 끝나지 않는 비전이다.





2권 송영

18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합니다. 그만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19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20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19절의 “아멘, 아멘”이 시편 2권(42-72편)을 닫는다. 41편의 1권 끝과 같은 구조다. 20절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 이것은 72편 표제의 솔로몬과 어울리지 않는다. 시편 편집의 한 층이다. 72편까지를 다윗의 시편 모음으로 보는 고대 편집 전통의 흔적이다.

시편 3권(73-89편)이 이어진다. 아삽의 시편들이 주를 이룬다. 3권은 어둡다 — 악인의 형통, 성전 파괴, 언약의 위기. 그러나 그 어둠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는다.




시편 73편 —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

표제: 아삽의 시. 시편 3권 시작.




결론부터

1 참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십니다.

73편은 결론으로 시작한다.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 이것이 1절이다. 그러나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이 이 시편의 내용이다. 시인은 선언하고 나서 그 선언이 얼마나 흔들렸는지를 고백한다. 구조적으로 역설이다. 욥기가 문학적 서사로 풀어내는 것을 73편은 시적으로 압축한다. 전도서의 주제와 욥기의 위기가 여기서 만난다.





거의 미끄러질 뻔

2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발이 거의 엎드러질 뻔했습니다.

3 이는 내가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의 번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 그들이 죽을 때에도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그들의 몸이 건강합니다.

5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6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처럼 걸려 있고 폭력이 그들의 옷처럼 덮습니다.

7 그들의 눈이 기름으로 불거져 나오고 마음의 상상이 넘칩니다.

8 그들이 비웃고 악하게 말합니다. 교만하게 압제를 말합니다.

9 그들이 입을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가 땅을 두루 다닙니다.

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쪽으로 돌아서고 많은 물을 마십니다.

11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알겠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는가?”

12 보라, 이들이 악인들이다. 항상 편안하고 재물을 늘려간다.

4-12절은 악인의 번영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다. 악인들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4절), 고난을 당하지 않고(5절), 교만이 목걸이처럼 되어 있고(6절), 하늘에 입을 두고 혀가 땅을 다닌다(9절). 이 묘사가 정확할수록 시인의 위기가 깊어진다. 이것이 신학적 위기다 — 하나님이 선하다면 왜 이런가?





헛된 것이었을까

13 참으로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이 헛되고 내 손을 씻어 결백하게 한 것이 헛된가?

14 나는 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15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주의 자녀들의 세대에 대해 배반한 것입니다.

13-14절이 이 시편의 신학적 위기의 정점이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한 것이 헛되고” — 이것이 의인이 고통받는 자의 가장 솔직한 표현이다. 도덕적 노력의 무의미함에 대한 질문이다. 그러나 15절에서 시인이 자제한다 —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 자제가 사고의 전환점이다.





성소에서 깨달음

16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였더니 그것이 내게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때에 내가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습니다.

18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파멸로 던지십니다.

19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습니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20 주여, 깨어나실 때 꿈 같이 됩니다. 주께서 일어나실 때 그들의 환상을 멸시하십니다.

17절이 전환점이다 —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성소 안에서 시인은 시각이 바뀐다. 악인의 번영이 전부가 아님을 본다. 눈앞의 현실만 보면 위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성소가 새로운 시각의 자리다. 기도와 예배가 신학적 재보정(再補正)의 공간이다.





나는 짐승이었습니다

21 내 마음이 쓸려 근심이 생겼으니 나는 속에서 찔렸습니다.

22 나는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했습니다. 주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23 그래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잡으셨습니다.

24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22절의 고백 — “나는 주 앞에서 짐승이었습니다” —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언어다. 자기 인식의 전환이다. 23절이 바로 이어진다 — “그래도 나는 항상 주와 함께입니다.” ‘그래도(아니, אֲנִי)’ — “나는 짐승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주와 함께다.” 이 역접이 이 시편의 핵심이다.

24절 “나중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 49편 15절과 같은 언어다.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실 것이다.” 죽음 너머의 소망이 조심스럽게 등장한다. 직접적인 부활 교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행이 죽음을 넘는다는 신뢰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25 하늘에서 주 외에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26 내 육체와 마음이 쇠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히 내 분깃이십니다.

27 주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은 망합니다.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주께서 끊으십니다.

28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선입니다. 나는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나는 주의 모든 행하심을 전하겠습니다.

25-26절이 73편의 결론이자 시편 3권 전체의 신학적 심장이다. “하늘에서 주 외에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 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 악인의 번영도, 의인의 고난도, 신학적 위기도 다 지나고 나서 남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분깃, 몫, 유업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1절의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가 뜻하는 것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선입니다(טוֹב לִי קָרֳבַת אֱלֹהִים)” — 히브리어 ’토브(선함)’가 1절과 28절에 반복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까이 함으로써 경험된다.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가까이에서 보인다.

다음 편 —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시편 74편 — 성소가 불타고 있습니다

표제: 아삽의 마스길.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1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주의 목장의 양들을 향해 주의 진노가 연기처럼 피어오릅니까?

2 주께서 옛날에 사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소서. 주의 유업의 지파 곧 주께서 거하시던 시온 산을 구속하소서.

3 영원히 황폐한 것들을 향해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행한 모든 악을.

74편은 성전 파괴 이후의 통곡이다.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의 예루살렘 함락과 성전 파괴, 혹은 기원전 167년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 · ㉸ 안티오코스 4세)의 성전 모독(마카베오 시대) 중 하나를 배경으로 한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뉜다. 어느 사건이든, 하나님의 집이 불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시편이다.





원수들이 성소에서

4 주의 회중 가운데서 주의 원수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표적을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5 그들이 위에서 도끼를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거진 나무 수풀에서처럼.

6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새긴 것들을 도끼와 해머로 찍어 부수었습니다.

7 그들이 주의 성소를 불에 태웠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하는 처소를 땅에까지 더럽혔습니다.

8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압제하자.”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회중의 장소들을 불태웠습니다.

9 우리는 표적들을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9절이 이 시편의 가장 절박한 구절이다. 세 가지 상실이다 — 표적(하나님의 임재 표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기간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다는 것이다. 사무엘상 3:1의 “야훼의 말씀이 희귀했다”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도 기도한다 — 이것이 74편이 존재하는 이유다.





하나님의 과거 행하심

10 하나님이여, 원수가 언제까지 조롱하겠습니까? 원수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욕하겠습니까?

11 어찌하여 주의 손을, 주의 오른손을 당기시겠습니까? 가슴에서 꺼내어 그것을 소비하소서.

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니 땅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3 주께서 주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주께서 물들 위에서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습니다.

14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셨고 그것을 광야의 생물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15 주께서 샘과 시내를 여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흐르는 강들을 말리셨습니다.

16 낮이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빛과 해를 준비하셨습니다.

17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분이 주이십니다.

12-17절에서 시인이 전략을 바꾼다. 현재의 비탄에서 과거의 구원 역사로 눈을 돌린다. 출애굽의 바다 가름(13절), 리워야단 제압(14절), 홍수 제어(15절), 창조의 시간 통치(16-17절).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이다. 과거의 행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일어나 변호하소서

18 야훼여, 원수가 비방한 것을 기억하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욕한 것을.

19 주의 산비둘기의 영혼을 들짐승에게 내어 주지 마소서. 주의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20 언약을 돌아보소서. 땅의 어두운 곳들이 포악의 거처들로 가득합니다.

21 억압받는 자가 수치를 당하여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22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송사를 변호하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종일 주를 비방합니다.

23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의 소란이 항상 올라갑니다.

74편은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성전은 여전히 불탄다. 원수들은 여전히 조롱한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된다 — “기억하소서, 돌아보소서, 잊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시편은 이것을 정직하게 담는다.

다음 편 —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가 땅의 기둥들을 바로 세우십니다.




시편 75편 —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하리라

표제: 아삽의 시. 노래. 지휘자를 위하여. 알 타스헷에 맞추어.




감사

1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2 “내가 정한 때를 내가 취할 것이니 내가 올바르게 심판하겠다.

3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녹을지라도 내가 그것의 기둥들을 바로 세웠다. 셀라

4 내가 뽐내는 자들에게 말하겠다. ‘뽐내지 마라.’” “악인들에게 말하겠다. ’뿔을 들지 마라.

5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마라. 목을 뻣뻣하게 하여 말하지 마라.’”

75편은 74편과 대조를 이룬다. 74편은 응답 없는 탄원이었다. 75편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 “내가 정한 때를 취할 것이다.”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인간이 볼 때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다. 74편에서 “언제까지입니까”가 물었다면, 75편에서 “내가 정한 때에”가 답한다. 두 시편이 문답을 이룬다.





뿔들이 들릴 때

6 높임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광야에서도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7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사람을 낮추시고 저 사람을 높이십니다.

8 야훼의 손에 잔이 있으니 포도주가 거품을 내며 가득합니다. 그가 이것으로 따릅니다. 과연 땅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 마십니다.

8절의 “잔” 이미지 —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다. 예레미야 25:15-17에서 야훼가 예레미야에게 “민족들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하라”고 명하신다. 요한계시록 14:10에서도 같은 이미지가 쓰인다. 그리고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마태복음 26:39)이 이 계열의 가장 깊은 점이다 — 그가 다른 이들의 심판의 잔을 마셨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 나는 영원히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0 “악인들의 모든 뿔을 내가 잘라내겠다. 의인의 뿔들이 높이 들릴 것이다.”

“뿔(케렌, קֶרֶן)” — 힘과 권위의 상징이다. 악인의 뿔이 잘리고 의인의 뿔이 높여진다.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양 — “야훼께서 자기 왕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 도 같은 이미지다. 마리아의 마니피캇(누가복음 1:52) —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 이 계열의 완성이다.

74-75편은 쌍을 이룬다. 74편의 탄원과 75편의 응답. 성전 파괴의 절망과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신뢰. “언제까지입니까”(74:10)와 “내가 정한 때에”(75:2). 이 두 시편이 함께 있다는 것이 시편 편집자들의 신학이다 —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간다. 기도는 이 둘 사이의 공간에서 산다.

시편 38-75편을 마친다. 1권(41편 끝 “아멘 아멘”)에서 시작하여 2권(72편 끝 “아멘 아멘”)을 지나 3권(73편부터)의 깊은 어둠까지 — 통회, 갈망, 찬양, 배반, 회개, 성전 파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이 모든 감정과 신학이 기도의 언어로 증류되어 있다.




시편 76장 — 야훼의 진노가 사람을 찬양하리라


표제

악기 지시 ‘현악기에 맞춰’. 아삽의 시. 예배 지도자를 위한 노래.





유다에 알려지신 하나님

1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도다.

2 그의 장막이 살렘(Salem)에 있고, 그의 거처가 시온(Zion)에 있도다.

3 거기서 그가 활의 화살을 꺾으시며,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부수셨도다.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다. 창세기 14:18에서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 등장한다. 이 시는 아마도 산헤립의 침공(기원전 701년)이 야훼의 개입으로 무너진 사건을 배경으로 삼는 것으로 학자들은 본다. 이사야 37장의 사건과 평행한다.





빛나신 주

4 주는 빛나고 탁월하시니, 영원한 산들보다 위대하시도다.

5 마음이 강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죽음의 잠에 빠졌다. 용사들이 손을 들지 못했다.

6 야곱(Jacob)의 하나님이여, 주의 꾸짖음에 병거와 말이 죽음의 잠에 빠졌나이다.

7 주여, 주만이 두려움의 대상이시니, 주의 노가 나타날 때 누가 주 앞에 서겠습니까?





진노도 주를 찬양하리라

8 주께서 하늘에서 심판을 선포하셨다. 땅이 두려워 잠잠해졌도다.

9 하나님이 일어나 심판하시려,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 하실 때에.

10 사람의 진노도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남은 진노를 주께서 띠로 삼으시리이다.

11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것을 이행하라. 그를 둘러싼 모든 자들이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라.

12 그는 통치자들의 기를 꺾으시고, 땅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신다.

10절 — “사람의 진노도 주를 찬양할 것이요”는 성경에서 가장 역설적인 문장 중 하나다. 반역과 분노조차 결국 하나님의 목적에 복무한다는 선언이다. 애굽의 바로, 아시리아의 산헤립 — 그들의 적대감마저 야훼의 이야기 안에 흡수된다.




시편 77장 — 잊으셨습니까


표제

예배 지도자를 위한 아삽의 시. 여두둔에게.





부르짖었으나

1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으니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2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다. 밤에 내 손을 들었고 거두지 않았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3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음했다. 묵상할수록 내 심령이 혼미해졌도다.

4 주께서 내 눈꺼풀을 잡으사 뜨지 못하게 하셨다. 나는 말할 수 없었고 괴로워했다.





옛날을 생각했다

5 내가 옛날을 생각했다. 오랜 세월 옛 때를.

6 밤에 내 노래를 기억하며 내 마음속으로 묵상하며 내 심령이 생각하기를: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 것인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8 그의 인자하심이 영영히 끝났는가? 그 말씀이 대대에 이르도록 폐하여졌는가?

9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잊으셨는가? 진노하사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10 그 때 내가 말했다. “이것이 나의 슬픔이다 —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했다는 것.”

이 시편의 한가운데 7-10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을 담고 있다. 욥의 항변과 같은 자리다. 믿음은 질문을 금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시편은 그 질문들을 거룩한 본문으로 보존했다.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 기도의 한 형태다.





야훼의 행하심을 기억하리라

11 내가 야훼의 행하심을 기억하겠다. 참으로 옛날의 주의 기이한 일을 기억하겠다.

12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며 주의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겠다.

13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처럼 크신 신이 누구십니까?

14 주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게 하셨나이다.





홍해를 가르심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과 요셉(Joseph)의 자손들을 구속하셨나이다.

16 하나님이여, 물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보고 두려워했으며 깊음도 진동했나이다.

17 구름이 물을 쏟았고 하늘이 소리를 내었으며 주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갔나이다.

18 주의 우레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있었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며 땅이 진동하고 떨었나이다.

19 주의 길은 바다를 통하였고 주의 지름길은 큰물 속을 지나셨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20 주께서 모세(Moses)와 아론(Aaron)의 손으로 양 떼처럼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나이다.

19절 —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바다를 가른 사건을 묘사하면서도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구원의 방식은 감추어진다.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는 물이 다시 덮었다. 증거가 없는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시편 78장 — 잊지 말라 하셨거늘


표제

아삽의 마스킬(교훈시). 시편 중 두 번째로 긴 시편(119편 다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시적으로 회고하며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교훈시다. 애굽 탈출부터 다윗 선택까지를 망라한다.





들으라, 다음 세대여

1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2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옛 비밀을 드러내리라.

3 이것은 우리가 들었고 알았던 것,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4 우리가 이것을 그들의 자녀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후 세대에게 야훼의 찬양을 선포하겠다.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5 그가 야곱 안에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율법을 정하셨으니 이것을 자녀에게 알리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셨다.

6 이후 세대, 곧 태어날 자녀에게 알게 하려 함이었다. 그들도 일어나 그 자녀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었다.

7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려 함이었다.

8 그들의 조상들같이 고집스럽고 반역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않은 세대가.





에브라임의 실패

9 에브라임(Ephraim · ㉸ 에프라임) 자손은 활로 무장했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났다.

10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 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했다.

11 그들은 그의 행하신 일과 그가 보여주신 기이한 일들을 잊었다.

에브라임 — 이스라엘 북왕국의 지도적 지파. 이 시편은 에브라임(북왕국)의 반복되는 실패를 서술하고 결국 다윗(남왕국, 유다 지파)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구도로 진행된다. 신학적·정치적 변호다.





광야의 기적들

12 그가 그들의 조상들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니 애굽(Egypt · ㉸ 이집트) 땅, 소안(Zoan · ㉸ 초안) 들에서였다.

13 그가 바다를 갈라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

14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이끄셨다.

15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깊은 샘에서처럼 물을 마시게 하셨다.

16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시고 물이 강처럼 흘러내리게 하셨다.

17 그러나 그들은 계속 그를 거슬러 죄를 지었고 광야에서 지존자를 반역했다.

18 자기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19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밥상을 차릴 수 있는가?

20 보라, 그가 바위를 치매 물이 솟구치고 시내가 넘쳤도다. 그가 또한 떡도 주실 수 있는가? 그의 백성에게 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는가?”

21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하여 불이 붙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가 올랐으니

22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나와 메추라기

23 그가 위의 하늘을 명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24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다. 하늘의 곡식을 주셨다.

25 사람이 용사의 떡을 먹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넉넉히 보내셨다.

26 그는 동풍을 하늘에서 일으키시고 남풍을 그 능력으로 인도하셨으며

27 고기를 먼지같이 그들에게 내리셨고 날개 있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다.

28 그것들을 그들의 진영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니 그들의 장막 사방에였다.

29 그들이 먹고 배불렀다. 그가 그들의 욕망대로 채워 주셨다.

30 그들의 탐욕이 떠나기 전, 음식이 아직 입안에 있을 때에

31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건장한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엎드러뜨리셨다.





반복되는 배신과 긍휼

32 이 모든 것을 겪고도 그들은 또 죄를 지었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않았다.

33 그러므로 그들의 날들이 헛되이 지나갔고 그 해들이 두려움으로 끝났다.

34 그가 그들을 죽이실 때에야 그들이 그를 찾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다.

35 그리고 기억했다 —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36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만 그에게 아첨하였고 혀로는 그에게 거짓말했다.

37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정직하지 않았으니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38 그러나 그는 긍휼히 여기셨다. 죄악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분노를 다 발하지 않으셨다.

39 그는 기억하셨다 — 그들은 육체요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바람임을.

38-39절 — “그러나 그는 긍휼히 여기셨다.” 78편 전체에서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를 나열한 뒤 이 한 구절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인 동시에 용서의 역사다. 하나님은 자신이 다루는 대상이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셨다. 그 기억이 긍휼의 근거다.





출애굽의 기적들 — 재서술

40 그들이 광야에서 그를 거슬러 반역한 일이 얼마나 잦았는가! 황무지에서 그를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41 그들이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격노케 했다.

42 그들은 그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다.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을.

43 그가 애굽에서 표적을,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을 때를.

44 그가 그들의 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 시내에서 마실 수 없게 하셨다.

45 그들 가운데 파리 떼를 보내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그들을 멸하셨다.

46 그들의 소산을 메뚜기에게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메뚜기 떼에게 주셨다.

47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시고 그들의 무화과나무를 서리로 치셨다.

48 그들의 가축도 우박에게 내어 주시고 그들의 양 떼도 불덩이에게.

49 그는 그들에게 진노의 맹렬함을, 분노와 격분과 고통을 보내셨으니 재앙의 사자들을 보내셨다.

50 그가 그 진노를 위한 길을 내셨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돌림병에 내어 주셨다.

51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셨으니 함(Ham)의 장막에서 그들의 힘의 처음 열매를.





가나안으로

52 그가 자기 백성을 양처럼 이끌어 내셨으며 광야에서 양 떼처럼 인도하셨다.

53 그들이 안전하여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었다.

54 그가 그들을 그의 거룩한 영토, 그의 오른손으로 얻은 이 산으로 인도하셨다.

55 또 이방 민족들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그들의 기업을 나누어 주시며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거듭된 반역

56 그러나 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으며 그의 증거를 지키지 않았다.

57 조상들처럼 뒤로 물러나 배신했고 뒤틀린 활처럼 빗나갔다.

58 그들의 산당들로 그를 격노케 하고 우상들로 그를 시기하게 했다.

59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하셨다. 이스라엘을 심히 미워하셨다.

60 실로(Shiloh)에 있는 장막을, 사람들 가운데 두셨던 그 장막을 버리셨다.

61 그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셨다.

62 그 백성을 칼에 넘겨주시고 그의 기업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63 불이 그 청년들을 삼켰고 그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

64 그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 과부들은 슬피 울지도 못했다.

60-64절 — 실로의 파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언약궤 탈취 사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는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7:12에서도 심판의 선례로 다시 인용된다. 실로는 “하나님이 그의 임재를 물릴 수 있다”는 신학적 충격의 상징이 된다.





다윗의 선택

65 그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깨어나신 이처럼, 포도주로 힘을 얻은 용사처럼 일어나셨다.

66 그가 그의 원수들을 뒤에서 치시고 그들에게 영구한 수치를 주셨다.

67 그가 요셉의 장막을 물리치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으셨다.

68 오직 유다(Judah) 지파를 택하시되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셨다.

69 그의 성소를 높은 산들처럼 지으셨으며 영원히 세우신 땅처럼 세우셨다.

70 그는 그의 종 다윗(David)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그를 데려오셨다.

71 젖 먹이는 양들을 따르는 것에서 그를 데려오셔서 그의 백성 야곱과 그의 기업 이스라엘을 목양하게 하셨다.

72 그가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기르고 능숙한 손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이 시편은 인간의 반복적 실패를 나열하면서도 결말은 다윗의 선택으로 끝난다. 역사의 오점들 위에 놓인 은혜의 마지막 말. 아삽은 역사가이면서 동시에 신학자다. 그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은혜를 주장한다.




시편 79장 — 어느 때까지입니까


표제

아삽의 시.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을 배경으로 한다. 마카베오 1서 7:17에 인용된다.





성전이 더럽혀졌다

1 하나님이여, 이방 민족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2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었고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3 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피를 물처럼 쏟았으나 묻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4 우리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고 우리를 둘러싼 자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5 야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심이 불처럼 타오르겠습니까?

6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왕국들에게 주의 진노를 쏟으소서.

7 이는 그들이 야곱을 먹어치웠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8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기억하지 마소서. 주의 긍휼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가 심히 낮아졌습니다.

8절 — 히브리 원문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기억하지 마소서”라고 한다. 포로기의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고난을 선대의 죄와 연결하여 이해했다. 에스겔 18장은 이 연대 책임의 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개인 책임을 강조한다.





구원과 속량을 위하여

9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10 이방 민족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겠습니까? 주의 종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알려 주소서.

11 갇힌 자의 탄식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을 주의 큰 능력으로 보존해 주소서.

12 주여, 우리 이웃들이 주를 비방한 것을 그들의 품에 일곱 배로 갚으소서.

13 그러면 우리, 주의 백성이요 주의 양 떼인 우리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대대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개인 탄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울부짖음이다. 성전 파괴와 학살이라는 역사적 재앙 앞에서 신앙 공동체가 토해내는 집단적 탄식이다. 부르짖음 자체가 기도다. 탄식을 신성한 언어로 보존한 것이 시편의 위대함이다.




시편 80장 — 우리를 회복하소서


표제

예배 지도자를 위한 아삽의 시. “증거의 백합화” 가락으로. 북왕국 멸망(기원전 722년) 이후의 배경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의 목자여

1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이여. 그룹(Cherubim · ㉸ 케루빔) 위에 앉으신 이여, 빛을 발하소서.

2 에브라임과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과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 앞에서 주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3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의 분노가 언제까지

4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주께서 어느 때까지 연기처럼 진노하시겠습니까?

5 주께서 눈물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큰 잔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6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고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게 하셨습니다.

7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포도나무 비유

8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9 주께서 그 앞을 예비하셨더니 그것이 뿌리를 내려 땅에 가득 찼습니다.

10 산들이 그 그늘로 덮이고 하나님의 백향목들도 그 가지로 덮였으며

11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그 덩굴이 강(the River)까지 미쳤습니다.

11절의 “바다”는 지중해, “강”은 유프라테스강을 가리킨다. 이것은 다윗-솔로몬 왕국의 최대 영토를 묘사한다. 포도나무 비유는 이사야 5장, 에스겔 15·17장, 요한복음 15장에서 계속 발전된다.

12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무셨습니까? 길을 지나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꺾습니다.

13 숲속의 멧돼지가 그것을 짓밟고 들의 짐승이 그것을 먹습니다.





주의 손을 올리소서

14 만군의 하나님이여, 돌이켜 주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15 주의 오른손이 심은 가지, 주께서 자신을 위해 강하게 하신 그 아들을.

16 불태워지고 잘리워졌습니다. 주의 얼굴의 책망에 그들이 멸망합니다.

17 주의 손이 주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그 인자에게 임하게 하소서.

18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19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후렴이 세 번 반복된다 (3, 7, 19절). 점점 더 강한 호칭과 함께 —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기도가 고조된다. 응답이 오지 않을수록 목소리는 더 간절해진다.




시편 81장 — 내가 네 입을 크게 열라


표제

예배 지도자를 위한 아삽의 시. 기타 악기에 맞춰. 초막절 또는 나팔절 예배와 연관된다.





절기를 선포하라

1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즐겁게 외쳐라. 야곱의 하나님께 즐겁게 노래하라.

2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달콤한 수금과 비파를 울려라.

3 초하루와 보름에 나팔을 불어라. 우리의 절기 날에.

4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규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율례다.

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이것을 증거로 세우셨으니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실 때였다. 내가 알지 못하던 말을 들었다.





야훼의 음성

6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겼으며 그의 손이 광주리를 놓았도다.

7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매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였으며 므리바(Meribah) 물 가에서 너를 시험했도다.

8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언하겠다. 이스라엘이여,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좋겠다.

9 네 가운데 다른 신이 없게 하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야훼 너의 하나님이니라.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 주겠다.”

10절 — “네 입을 크게 열라”는 이미지는 어린 새가 먹이를 받기 위해 입을 벌리는 것을 연상시킨다. 하나님이 채워 주실 능력이 있다. 인간이 할 일은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기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초청이다.





돌아오지 않은 백성

11 그러나 내 백성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12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자기 꾀대로 행하게 두었다.

13 내 백성이 나를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걸었더라면!

14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무찌르고 내 손을 그들의 대적들에게 돌렸을 것이다.

15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굴복했을 것이고 그들의 때가 영원하였을 것이다.

16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상의 밀을 먹이셨을 것이며 반석에서 나는 꿀로 너를 만족시키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에 넘겨주었다” — 이 표현은 로마서 1:24, 26, 28에서 바울이 반복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주셨다(παρέδωκεν)”의 신학적 배경이다. 심판의 한 형태는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시편 82장 — 신들의 법정


표제

아삽의 시. 성경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이례적인 시편 중 하나. “신들의 회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요한복음 10:34-35에서 예수가 직접 인용한다.





하나님이 신들의 회의에 서시다

1 하나님이 신들의 회의에 서시니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신다.

“신들의 회의” — 히브리어 ‘아다트 엘(עֲדַת-אֵל)’. 고대 근동 신화에서 최고 신이 다른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는 이미지가 흔히 등장한다. 우가릿 문헌의 엘 신이 신들의 집회를 이끄는 장면과 평행한다. 이 시편에서 야훼는 그 회의에서 다른 신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선다. 이 “신들”이 천사적 존재인지, 인간 재판관들인지, 실재로 믿어진 신들인지 — 해석은 갈린다.





심판 선고

2 “언제까지 너희가 불의하게 재판하고 악인들을 두둔하겠느냐?

3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공의로 심판하라. 곤고하고 불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4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

5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속에서 거닌다.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린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6 나는 말했다 —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모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7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고 왕들 중 하나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6-7절 — “너희는 신들이라, 그러나 너희는 죽을 것이다.” 요한복음 10:34에서 예수가 자신에게 신성모독 혐의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이 구절을 인용한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는 이 시편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주장을 방어한다. 시편의 역설이 신약에서 새로운 논증이 된다.





심판을 구하다

8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땅을 심판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질문을 열어 둔다. 신들의 회의는 무엇인가? 그들은 정말 신들인가? 다신론의 흔적인가, 아니면 문학적 장치인가? 시편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만 야훼 한 분이 모든 신들 위에 심판자로 서 있음을 선포한다. 그것이 이 짧은 시의 유일한 주장이다.




시편 83장 — 침묵하지 마소서


표제

아삽의 노래. 시. 아삽 시편 중 마지막 시편(73-83편). 이스라엘을 포위한 적들의 동맹을 묘사한다.





침묵하지 마소서

1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2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3 그들이 주의 백성에 대하여 교활한 계략을 꾸미고 주께서 숨기시는 자들을 치려 합니다.

4 그들이 말합니다. “와서 그들을 멸절시키자. 다시는 이스라엘이 나라로 기억되지 않게 하자.”





원수들의 이름

5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6 에돔(Edom)의 장막과 이스마엘(Ishmael)인들, 모압(Moab)과 하그리(Hagarene)인들,

7 그발(Gebal)과 암몬(Ammon)과 아말렉(Amalek), 블레셋(Philistia · ㉸ 필리스티아)과 두로(Tyre · ㉸ 티로)의 주민들이.

8 앗수르(Assyria · ㉸ 아시리아)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Lot)의 자손들의 팔이 되었습니다.

83편에 열거된 민족들의 동맹은 성경 역사에서 한 시점에 동시에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다. 이것은 특정 역사적 사건의 묘사라기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총망라한 문학적 목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옛 심판처럼

9 그들에게 미디안(Midian)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기손 강가에서 시스라(Sisera)와 야빈(Jabin)에게 하신 것처럼.

10 그들이 엔돌(En-dor · ㉸ 엔도르)에서 멸망하여 땅의 분뇨가 되었습니다.

11 그들의 귀족들을 오렙(Oreb)과 스엡(Zeeb)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왕들을 세바(Zebah · ㉸ 제바)와 살문나(Zalmunna)처럼 되게 하소서.

12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들을 우리가 차지하자.”

13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수레바퀴처럼, 바람에 날리는 짚처럼 만드소서.

14 불이 숲을 사르는 것처럼, 불꽃이 산들을 태우는 것처럼.

15 이처럼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16 그들의 얼굴을 수치로 채우소서. 그러면 야훼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을 것입니다.

17 그들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부끄러워지고 멸망하게 하소서.

18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 주만이, 그 이름이 야훼이신 주만이 온 땅을 위한 지존자이심을.




시편 84장 —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표제

예배 지도자를 위한 고라 자손의 시. 기드온의 수금에 맞춰. 고라 자손 시편 중 가장 아름다운 시로 꼽힌다.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 가는 여정과 성전 예배의 기쁨을 노래한다.





주의 장막

1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 내 영혼이 야훼의 뜰을 사모하여 쇠약하도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3 참새도 주의 제단 곁에 집을 얻었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만군의 야훼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참새와 제비가 성전 지붕 아래 둥지를 틀었다는 묘사가 문자 그대로인지 시적 과장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강렬하다.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평범한 새가 새끼를 낳는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순례의 복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6 그들이 바카(Baca)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을 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이른 비도 복을 채워 줍니다.

7 그들은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바카 골짜기 — 히브리어 ’바카(בָּכָא)’는 “눈물” 또는 “애통”을 뜻하는 나무 이름이다. 고난의 장소를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으로 본다. 순례자들은 그 고난의 자리를 샘이 있는 곳으로 바꾼다. 어려움이 축복의 장소가 된다. 이 이미지는 기독교 영성 전통에서 깊이 사랑받는 구절이다.





한 날이 천 날보다

8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돌아보소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10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지내기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낫습니다.

11 야훼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야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12 만군의 야훼여, 주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0절 —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 날보다 낫습니다.” 이 구절은 양적 비교를 거부하는 질적 선언이다. 기간이 아니라 임재가 기준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하다. 순례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시편 85장 — 인애와 진리가 만나리로다


표제

예배 지도자를 위한 고라 자손의 시.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의 감사와 기도.





주께서 회복하셨나이다

1 야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셨습니다.

2 주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3 주께서 주의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소서

4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노여움을 그치소서.

5 주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대대로 주의 진노를 미치게 하시겠습니까?

6 우리가 주를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7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만나는 것들

8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 야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가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9 참으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가깝고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 것이다.

10 인애(仁愛)와 진리가 만나고 공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합니다.

11 진리가 땅에서 솟아나고 공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며.

12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입니다.

13 공의가 그 앞에 행하여 그의 발자취를 길로 삼을 것입니다.

10절 —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공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춤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חֶסֶד)’와 ’에메트(אֱמֶת)’가 만나고, ’체데크(צֶדֶק)’와 ’샬롬(שָׁלוֹם)’이 입맞춘다. 이 네 단어는 히브리 신학의 핵심 덕목이다. 일반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이것들이 — 인애는 용서이고 진리는 심판이다 — 서로 만난다는 것이 이 시의 비전이다.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통합이다.




시편 86장 —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표제

다윗의 기도. 시편 3권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 다른 시편들에서 구절을 가져와 재조합한 기도 모음 형태다. 마음에서 우러난 개인 기도의 본보기.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기도

1 야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2 나는 경건한 자이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3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4 주여,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주께 내 영혼을 드립니다.

5 주여, 주는 선하시고 용서하기 좋아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





들으소서

6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7 나는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과 같은 것도 없습니다.

9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0 주는 위대하시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11 야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겠습니다. 오로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소서.

12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3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크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

14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생명을 찾으며 주를 그들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15 그러나 주여,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며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과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16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힘을 주의 종에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소서(יַחֵד לְבָבִי).” 산만하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만 있지 않다. 기도하는 자 자신이 변형되는 것, 마음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더 근본적인 목표다.




시편 87장 —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표제

고라 자손의 시. 노래. 시온을 모든 민족의 어머니 도시로 선포하는 짧고 신학적으로 대담한 시편.





시온의 기초

1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위에 있습니다.

2 야훼는 야곱의 모든 장막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십니다.

3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러운 것들이 너에 대하여 말해집니다.





나는 시온을 안다

4 나는 라합(Rahab)과 바벨론(Babylon · ㉸ 바빌론)을 나를 아는 자들 가운데 말하겠습니다.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Cush · ㉸ 쿠쉬)도 — 이것들도 저기서 났다.

5 그러나 시온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셨다.

6 야훼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들도 저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7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들은 말하리라 — “나의 모든 근원이 네 안에 있다.”

이 시편의 대담성 — 시온이 이스라엘만의 도시가 아니라 애굽(라합은 애굽의 시적 별칭),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에티오피아)의 사람들도 “거기서 났다”고 등록되는 도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포용적 시온 신학이다. 이사야 19:25 (“애굽은 내 백성이요, 앗수르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이요,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로다”)과 같은 보편주의적 흐름과 연결된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비전의 뿌리이기도 하다.




시편 88장 — 흑암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표제

예배 지도자를 위한 노래. 고라 자손의 시. 에스라히(Ezrahite · ㉸ 에즈라히)인 헤만(Heman)의 마스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를 위한 가락. 시편 150편 중 가장 어두운 시편. 어떤 위안도, 어떤 반전도 없이 끝난다. 응답 없는 탄원이 그 자체로 거룩한 본문이 되었다.





밤에 부르짖었나이다

1 야훼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낮에는 부르짖고 밤에는 주 앞에 있습니다.

2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내 영혼이 고난으로 가득하고 내 목숨이 스올에 가까웠나이다.

4 나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여겨졌고 힘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 죽은 자들 가운데 자유롭게 내버려진 자 같습니다. 무덤에 누운 자들 —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자들,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처럼.





주께서 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6 주께서 나를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어두운 곳에 깊음 속에 두셨습니다.

7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고 주의 파도가 나를 모두 덮쳤습니다.

8 주께서 나의 아는 자들을 내게서 멀리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들에게 혐오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갇혀 나갈 수 없습니다.

9 고난으로 내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를 향하여 두 손을 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10 주께서 죽은 자들을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떠난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11 무덤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포되겠습니까? 멸망한 곳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선포되겠습니까?

12 흑암 속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이 알려지겠습니까? 잊음의 땅에서 주의 공의가 알려지겠습니까?

10-12절은 수사학적 질문들이다. 대답은 모두 “아니오”다. 이것은 반어법적 탄원이다.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 도우소서.” 그러나 주목할 것은 — 그 탄원 이후 이 시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께서 응답하신다는 기록이 없다. 반전이 없다.





아침에 다시 부르짖었나이다

13 그러나 야훼여, 나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렀습니다.

14 야훼여,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15 나는 어릴 때부터 고난 받았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주의 두려운 것들을 당하여 망연자실했습니다.

16 주의 진노가 내 위에 지나갔습니다. 주의 두려운 일들이 나를 끊어버렸습니다.

17 그것들이 물처럼 종일 나를 에워쌌습니다. 모두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18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하셨습니다. 나의 아는 자들은 흑암 속에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여기서 끝난다. “흑암”이 마지막 단어다. 위안도, 신뢰의 확언도, 찬양으로의 전환도 없다. 이것이 이 시편의 위대함이다 — 신앙이 항상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직하게 말한다. 어떤 고난은 밤이 끝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이 이 시편이 전하는 유일한 신학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자체가 믿음의 한 형태다. 응답이 없어도.

이 시편은 신앙 공동체가 설명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도 이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 욥기와 마찬가지로, 쉬운 답을 거부하는 정직성이 이 시를 살아있게 한다.




시편 89장 — 언약을 기억하소서


표제

에스라히인 에단(Ethan · ㉸ 에탄)의 마스킬. 시편 2권의 마지막 시편. 다윗 언약의 찬란함을 길게 노래하다가, 왕국의 붕괴 앞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중 구조. 3권의 마무리로 읽힐 때 가장 강렬하다.





영원히 노래하리로다

1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대대로 내 입으로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겠습니다.

2 내가 말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세워질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하늘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3 “내가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습니다.

4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세울 것이며 대대로 네 왕좌를 세울 것이다.’”





하늘에서 찬양받으시는 주

5 야훼여, 하늘이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고 거룩한 자들의 회중이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6 하늘 위에 야훼와 비교할 자가 누구입니까? 신들의 아들들 중에 야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7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회의에서 심히 두려운 분이시며 그를 둘러싼 모든 자들보다 위대하십니다.

8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주와 같은 능력자가 누구입니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두르고 있습니다.

9 주는 바다의 자만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잠잠하게 하십니다.

10 주는 라합을 죽임당한 자처럼 깨뜨리시고 주의 능력 있는 팔로 주의 원수들을 흩으셨습니다.

11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12 북과 남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Tabor · ㉸ 타보르)과 헤르몬(Hermon)이 주의 이름을 기뻐 노래합니다.

13 주의 팔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강하고 주의 오른손이 높습니다.

14 공의와 심판이 주의 보좌의 기초요 인자와 진리가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 언약

15 기쁜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야훼여, 그들이 주의 얼굴의 빛 안에서 걸을 것입니다.

16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높아집니다.

17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 우리의 뿔이 주의 은혜로 높아집니다.

18 우리의 방패는 야훼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 속하였습니다.

19 그 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거룩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백성 중에서 선택한 자를 높였습니다.

20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21 내 손이 그를 붙들 것이요 내 팔도 그를 강건케 할 것입니다.

22 원수가 그에게서 빼앗지 못하며 악한 자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23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쳐부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엎드러뜨리겠습니다.

24 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질 것입니다.

25 내가 그의 손을 바다 위에, 그의 오른손을 강들 위에 두겠습니다.

26 그가 내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27 나도 그를 나의 맏아들, 세상 왕들 중 가장 높은 자로 삼겠습니다.

28 내가 영원히 그에게 인자를 베풀고 그와의 내 언약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29 내가 그의 자손을 영원히 계속하게 하고 그의 보좌를 하늘의 날들처럼 하겠습니다.

30 그 자손이 내 율법을 버리며 내 법도대로 행하지 않으면

31 내 계명을 어기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32 내가 그들의 죄악을 막대기로 문책하고 그들의 죄악을 채찍으로 치겠습니다.

33 그러나 내 인자하심은 그에게서 떼지 않겠고 내 성실하심도 폐하지 않겠습니다.

34 내 언약을 어기지 않겠고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35 내가 내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했으니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36 그의 자손이 영원히 계속되고 그의 보좌는 태양 앞에서 영원하며

37 달처럼 영원히 세워지고 하늘의 증인이 확실함 같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38 그러나 주께서 물리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39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40 주께서 그의 모든 담을 허무셨고 그의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41 길을 지나는 자들이 모두 그를 약탈하며 그는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42 주께서 그의 원수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의 모든 대적들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43 또 그의 칼날을 돌이키셨고 전쟁 중에 그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44 주께서 그의 영광을 빼앗으시고 그의 왕좌를 땅에 던지셨습니다.

45 주께서 그의 젊음의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야훼여

46 야훼여, 얼마나 더입니까? 영원히 숨으시겠습니까? 주의 진노가 불처럼 타겠습니까?

47 내 생명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사람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를.

48 누가 살고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누가 스올의 권세에서 자기 영혼을 건지겠습니까?

49 주여, 주의 옛 인자하심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주의 성실하심으로 맹세하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50 주여,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이 가슴에 품은 모든 민족들의 조롱을.

51 야훼여, 주의 원수들이 비방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발자취를 비방했습니다.





송영

52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2권은 이 송영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짧은 송영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언약이 있었다. 언약이 무너졌다. 하나님께 항변했다. 그리고 아멘이다. 이것은 해결된 찬양이 아니다. 항변 이후의 찬양이다. 신앙이 증거가 충분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드리는 찬양임을 이 시편은 보여준다.




시편 90장 — 주의 시각


표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시편 150편 중 가장 오래된 시편으로 여겨진다. 4권(90-106편)의 문을 연다. 인간의 한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대비하는 탁월한 시.





대대에 거처가 되신 주

1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 산들이 생겨나기 전, 땅과 세계를 주께서 만드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3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이여, 돌아가라.”

4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5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씻어 버리십니다. 그들은 잠자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습니다.

6 아침에는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베어져 시듭니다.

4절 —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베드로후서 3:8에서 인용된다 —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가장 명료하게 서술한 문장이다.





주의 진노 앞에

7 우리는 주의 진노에 사라지고 주의 분노에 놀랐습니다.

8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의 앞에 두시며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주의 얼굴 빛 앞에 두셨습니다.

9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속에 지나가며 우리의 세월이 한숨처럼 끝납니다.

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힘이 있으면 팔십이라도 그 많은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며 빠르게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11 누가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주를 경외하는 것에 합당한 주의 분노를 알겠습니까?

12 우리에게 우리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2절 — “우리에게 우리 날들을 세는 것을 가르치사.” 히브리어 동사 ’므노트(מְנוֹת)’는 “세다, 헤아리다”이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선언이다. 자신의 유한성을 직면하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 조건이다. 스토아 철학의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와 같은 선상에 있다.





주의 인자하심을

13 야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15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들만큼, 우리가 재앙을 당한 연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6 주의 하신 일이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며 주의 영광이 그들의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7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견고히 하소서.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견고히 하소서.

90편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신학적이 아니라 실존적이다. “칠십 년, 이 짧은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세는 이것을 광야에서 썼다. 그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속하심에 근거해 기도한다. 유한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원함이 더 필요해진다.




시편 91장 —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표제

표제 없음. 4권에 속하며, 90편(모세의 기도) 직후에 놓인다. 학자들 중 일부는 이 시편도 모세 전통과 관련 있다고 본다. 마태복음 4:6에서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11-12절을 직접 인용한다. 신앙의 가장 대담한 약속들을 담은 시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 것이다.

2 나는 야훼를 향해 말하겠다.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신뢰하는 하나님이라.”

3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4 그가 날개로 너를 덮으실 것이며 그의 날개 아래서 네가 피할 것이다. 그의 성실하심이 방패요 갑옷이 될 것이다.





어둠의 공포도

5 너는 밤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않겠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6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전염병도, 한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도.

7 네 곁에서 천 명이 엎드러지며 네 오른쪽에서 만 명이 쓰러지겠지만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8 다만 네 눈으로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보게 될 것이다.





야훼는 너의 피난처

9 왜냐하면 야훼는 너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너는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10 재앙이 네게 닥치지 않겠고 재난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않겠다.

11 그가 그의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모든 네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12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13 네가 사자와 코브라를 밟겠고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겠다.

11-12절 — 마태복음 4:6에서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예수는 신명기 6:16으로 응답한다 —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논박하는 예수의 방식. 이 장면은 시편 91편이 잘못 사용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약속은 마법이 아니다.





야훼의 말씀

14 “그가 나를 사랑하므로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알므로 내가 그를 높이겠다.

15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지고 높이겠다.

16 내가 그에게 장수를 주어 만족케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이 시편의 약속들은 조건부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임재 속에 거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다. 이것은 부적이나 주문이 아니다. 관계의 언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동어반복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신앙의 논리 전체가 들어있다.




시편 92장 — 안식일의 노래


표제

안식일을 위한 노래. 시. 시편에서 안식일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시편. 유대교 안식일 아침 예배 순서에 포함되어 오늘날까지 낭독된다.





야훼께 감사함이 좋으니

1 야훼께 감사하고 지존자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으니

2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3 열 줄 비파와 수금으로, 거문고로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4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하신 일들로 나는 즐겁게 외치겠습니다.

5 야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십니까? 주의 생각들이 매우 깊습니다.

6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인들의 일시적 번성

7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모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꽃같이 피더니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8 그러나 야훼여, 주께서는 영원히 높으십니다.

9 참으로 주의 원수들, 야훼여, 참으로 주의 원수들이 망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흩어질 것입니다.

10 그러나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고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졌습니다.

11 나를 해하려는 자들을 내 눈이 보고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악인들을 내 귀가 들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12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13 그들은 야훼의 집에 심어져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겠습니다.

14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15 야훼는 정직하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그에게 불의가 없습니다.

종려나무와 레바논 백향목 — 두 나무는 고대 근동에서 품위와 영구성의 상징이었다. 종려나무는 수백 년을 살며 오래될수록 더 높이 자란다. 백향목은 성전 건축 재료였다. 이 이미지들은 의인의 삶이 단기적 보상이 아닌 장기적 성숙임을 말한다. 늙어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편 93장 — 야훼께서 다스리신다


표제

표제 없음. ‘야훼 말카(야훼 왕권)’ 시편 시리즈의 첫 시편. 93, 95-99편이 이 그룹을 이룬다. 4권의 핵심 신학 — “야훼께서 다스리신다”는 선포가 반복된다.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1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위엄을 입으셨다. 야훼께서 능력을 입으셨다. 허리를 묶으셨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게 세워졌으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2 주의 보좌가 그때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습니다.





큰 물들의 소리

3 야훼여, 큰 물들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들이 굉음을 냈으며 큰 물들이 파도를 쳤습니다.

4 높이에 있는 야훼께서는 수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힘센 파도보다 크십니다.





주의 증거와 성전

5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심히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어울립니다. 야훼여, 영원무궁토록.

이 짧은 시편은 4권 전체의 신학적 선언문이다. 89편에서 제기된 항변 — 다윗 언약이 왜 무너졌는가 — 에 대한 응답은 89편 안에서 오지 않는다. 4권은 새로운 방향으로 응답한다. 왕이 무너져도 야훼는 왕으로 다스리신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해도 야훼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야훼 말카” 신학이다.




시편 94장 — 복수하시는 하나님


표제

표제 없음. 악인들의 횡포에 맞서 신적 심판을 요청하는 탄원시. 4권 안에서 야훼 왕권 시편들 사이에 위치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1 복수하시는 하나님 야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발하소서.

2 땅의 심판자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갚으소서.

3 야훼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악인들이 언제까지 의기양양하겠습니까?

4 그들이 방자한 말을 쏟아내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자랑합니다.

5 야훼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기업을 학대합니다.

6 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합니다.

7 그들이 말합니다. “야훼는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않겠는가

8 백성 중 어리석은 자들이여, 생각하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언제 깨닫겠는가?

9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는가?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는가?

10 민족들을 책망하시는 이가 징계하지 않겠는가? 지식을 사람에게 가르치시는 이가 알지 못하겠는가?

11 야훼께서 사람의 생각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신다.

9-10절 —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논리다. 눈을 만든 이가 보지 못할 리 없다. 귀를 지은 이가 듣지 못할 리 없다. 이 단순한 논리가 악인들의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악인들의 가장 큰 착각 — 하나님이 자리를 비웠다는 것.





야훼의 훈련

12 야훼여, 주께서 징계하시는 자, 주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3 재앙의 날에 그를 평안하게 하시며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하십니다.

14 야훼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기업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15 심판이 다시 공의로 돌아갈 것이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모두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도움

16 누가 나를 위하여 악인들에게 맞서겠는가? 누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나를 위해 일어서겠는가?

17 야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내 영혼이 거의 침묵 속에 거했을 것입니다.

18 내가 말했을 때 — “내 발이 미끄러진다” —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19 내 마음속 걱정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20 율례로 재앙을 꾀하는 불의한 보좌가 주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21 그들이 의인의 영혼을 치려 모이며 무죄한 피를 정죄합니다.

22 그러나 야훼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의 반석이십니다.

23 그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을 그들의 악으로 끊으실 것이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시편 95장 — 오라, 우리가 노래하자


표제

표제 없음. ‘야훼 말카’ 시편 그룹. 유대교와 기독교 예배의 초청 찬양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히브리서 3:7-11, 4:3-11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 적용하며 광범위하게 인용한다.





오라, 노래하자

1 오라, 우리가 야훼께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에게 기쁘게 외치자.

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와 노래로 그에게 기쁘게 외치자.

3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십니다.

4 땅의 깊은 곳들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들도 그의 것입니다.

5 바다도 그의 것입니다. 그가 만드셨습니다. 마른 땅도 그의 손이 지으셨습니다.





오라, 경배하자

6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굽히자. 우리를 만드신 야훼 앞에 무릎을 꿇자.

7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목양하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의 양 떼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므리바에서처럼 하지 마라

8 “므리바에서처럼, 맛사(Massah · ㉸ 마싸) 광야 날의 다툼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9 너희 조상들이 거기서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였으니 내가 행한 일들을 보면서도.

10 사십 년 동안 내가 그 세대를 싫어하여 말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다.’

11 그래서 내가 분노하여 맹세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3-4장은 이 경고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다 — 95편이 처음 쓰인 후 수백 년이 지나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완고함의 위험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일의 선택이다.




시편 96장 — 새 노래를 노래하라


표제

표제 없음. 역대상 16:23-33에 병행 본문이 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부른 노래의 일부로 기록되었다.





새 노래를

1 야훼께 새 노래를 노래하라. 온 땅이여, 야훼께 노래하라.

2 야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3 그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알리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모든 백성 가운데 알려라.

4 야훼는 크시오 높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며 그는 모든 신들 위에 두려운 분이시다.

5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헛것들이지만 야훼는 하늘들을 만드셨다.





영광과 권능을

6 영광과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

7 민족들의 족속들이여, 야훼께 드려라.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드려라.

8 야훼의 이름의 영광을 야훼께 드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의 뜰에 들어가라.

9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야훼께 경배하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어라.





만국에 선포하라

10 민족들 가운데 말하라. “야훼께서 통치하신다.” 세계가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겠고 그가 민족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11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울렁이라.

12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기뻐하라. 그러면 숲의 나무들도 모두 기쁘게 노래하리라.

13 야훼 앞에서. 그가 오시기 때문이다.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그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성실함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새 노래”는 시편에서 반복되는 명령이다(33, 96, 98, 144, 149편). 새 노래는 멜로디의 새로움이 아니라 응답의 새로움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새로울 때 찬양도 새로워진다. 오래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찬양을 만든다.




시편 97장 — 야훼께서 다스리신다, 땅은 기뻐하라


표제

표제 없음. ‘야훼 말카’ 시편 그룹. 야훼의 왕권을 선포하며 우상 예배의 헛됨을 대비한다.





야훼의 왕권

1 야훼께서 다스리신다. 땅은 기뻐하라. 수많은 섬들은 즐거워하라.

2 구름과 두꺼운 흑암이 그를 둘러쌌으며 공의와 심판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3 불이 그 앞에 나아가며 사방의 원수들을 사르신다.

4 그의 번개들이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5 산들이 야훼 앞에, 온 땅의 주 앞에 납처럼 녹았다.

6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했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우상들의 수치

7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자들,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모두 수치를 당하겠다. 모든 신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8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다. 야훼여, 주의 심판들 때문입니다.

9 야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며 모든 신들 위에 크게 높아지셨습니다.





의인들에게

10 야훼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전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신다.

11 의인들을 위하여 빛이 뿌려졌고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쁨이.

12 의인들이여, 야훼 안에서 기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11절 — “의인들을 위하여 빛이 뿌려졌다.” 이것은 미래 약속이기도 하고 현재 실재이기도 하다. 의인이 가는 길에 빛이 씨앗처럼 뿌려졌다는 것. 빛은 한 번에 쏟아지지 않는다. 걸어가는 길 위에 조금씩 뿌려진다.




시편 98장 — 새 노래로 노래하라


표제

시편. 96편과 구조가 유사하다. 창조 세계 전체가 야훼의 구원 앞에서 노래로 응답하는 장면.





새 노래

1 야훼께 새 노래를 노래하라. 그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그에게 구원을 이루셨다.

2 야훼께서 그의 구원을 알리셨다. 그의 공의를 민족들의 눈앞에 나타내셨다.

3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셨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온 세계가 노래로

4 온 땅이여, 야훼께 즐겁게 외쳐라. 소리를 높여 기뻐하며 노래하라.

5 수금으로 야훼께 노래하라. 수금과 시의 소리로.

6 나팔과 뿔 나팔 소리로 왕이신 야훼 앞에서 기쁘게 외쳐라.





창조 세계의 찬양

7 바다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울렁이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8 강들이 손뼉을 치게 하라. 산들이 함께 기쁘게 노래하게 하라.

9 야훼 앞에서.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다. 그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평하게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강이 손뼉을 치고 산이 노래하는 이미지. 창조 세계 전체가 예배의 회중이다. 이사야 55:12 —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화 가운데 인도되겠고, 산들과 언덕들이 앞에서 노래를 발하며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박수칠 것이다.” 성경에서 인간만이 예배하지 않는다. 창조 세계 전체가 예배한다.




시편 99장 — 거룩하시도다


표제

표제 없음. ‘야훼 말카’ 시편 그룹의 마지막 시편. “거룩하시도다”가 세 번 반복되며 마무리된다. 이사야 6장의 스랍들의 노래를 연상시킨다.





야훼께서 다스리신다

1 야훼께서 다스리신다. 민족들이 떨어라. 그룹 위에 앉으신 이여. 땅이 움직이라.

2 야훼는 시온에서 크시고 모든 민족들 위에 높으시도다.

3 그들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는 거룩하시다.





공의를 사랑하시는 왕

4 왕의 능력이 공의를 사랑하시는 데 있습니다. 주는 공평을 견고히 세우셨으며 야곱 안에서 공의와 공평을 행하셨습니다.

5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여라.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시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6 그의 제사장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 사무엘(Samuel)이 있었다.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응답하셨다.

7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가 주신 증거들과 그가 그들에게 주신 율례를 지켰다.

8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셨습니다.





거룩하시도다

9 야훼 우리 하나님을 높여라.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야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가 3, 5, 9절에 반복된다 — 이사야 6장의 삼중 거룩 찬양(트리사기온)과 연결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어다.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순수함이 아니다. 다름, 분리됨, 탁월함이다. 하나님은 모든 다른 존재들과 범주가 다른 존재다.




시편 100장 —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표제

감사의 시. 표제는 “감사 제물을 드리기 위한 시”라고 명시한다. 예배 초청의 시편 중 가장 많이 사용된다. 짧지만 완전한 예배 신학을 담고 있다.





즐겁게 외쳐라

1 온 땅이여, 야훼께 즐겁게 외쳐라.

2 기쁨으로 야훼를 섬겨라.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

3 야훼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 떼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라

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찬양으로 그의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5 야훼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 다섯 절은 예배의 완전한 문법을 보여준다. 초청(1절) → 행동(2절) → 이유(3절) → 방법(4절) → 근거(5절). 왜 예배하는가: 야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감사함과 찬양으로. 무엇을 선포하는가: 그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 이 구조가 모든 예배의 뼈대다.

3절 —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는 번역이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깝다. “우리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는 다른 독법도 있다. 두 독법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양 떼의 관계.




시편 101장 — 왕의 다짐


표제

다윗의 시. 왕이 자신의 통치 원칙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시. 군주의 거울(Fürstenspiegel) 장르와 유사하다 — 이상적인 통치자의 덕목을 열거한다.





나는 인자함과 공의를 노래하겠다

1 내가 인자함과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야훼여,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2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내게 오시겠습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나의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3 내가 어떤 사악한 것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빗나간 자들의 행위를 미워합니다. 그것이 내게 달라붙지 않겠습니다.

4 굽은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며 악한 것을 나는 알지 않겠습니다.





내 곁에 없을 것들

5 그의 이웃을 은밀히 비방하는 자를 내가 끊겠습니다. 눈이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자를 나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6 내 눈이 이 땅의 신실한 자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살 것이며 완전한 길을 걷는 자가 나를 섬길 것입니다.

7 기만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살지 못할 것이며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8 내가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끊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야훼의 성에서 모두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시편은 공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에게 거는 제약이다. 왕이 신하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 기준을 선포한다. 권력의 사적 사용에 대한 자발적 제한. 3절 —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개인 생활의 영역, 8절 — “아침마다 악인들을 끊겠다”는 공적 통치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시편 102장 — 내 날들이 연기처럼


표제

고난받는 자의 기도. 그가 약해졌고 야훼 앞에서 자기 탄식을 쏟을 때. 일곱 참회 시편 중 하나(6, 32, 38, 51, 102, 130, 143편). 개인의 고난에서 시온의 회복으로 시야를 넓히는 이중 구조가 독특하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1 야훼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2 내 고난의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연기처럼, 재처럼

3 내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들이 화로처럼 불탔습니다.

4 내 마음이 풀처럼 마르고 시들었으니 빵 먹는 것도 잊었습니다.

5 내가 크게 신음하는 소리 때문에 내 뼈들이 살에 붙었습니다.

6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올빼미 같습니다.

7 나는 밤새 새처럼 지붕 위에서 홀로 있습니다.

8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9 나는 재를 떡처럼 먹었고 내 음료에 눈물을 섞었습니다.

10 주의 진노와 분노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11 내 날들은 기우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처럼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영원히

12 그러나 야훼여, 주는 영원히 앉아 계시며 주의 기념하심이 대대에 이르나이다.

13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 정해진 때가.

14 주의 종들이 그 돌들을 즐거워하고 그 먼지도 불쌍히 여깁니다.

15 민족들이 야훼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16 야훼께서 시온을 세우셨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7 그는 황폐한 자들의 기도를 굽어보셨으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18 이것이 이후 세대를 위하여 기록될 것이며 장래 창조될 백성이 야훼를 찬양할 것입니다.

19 그가 그의 거룩한 높은 곳에서 굽어보셨으며 야훼께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셨습니다.

20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임을 당할 자들을 풀어 주시려고.

21 야훼의 이름이 시온에서 선포되며 그의 찬양이 예루살렘에서 선포되게 하려고.

22 민족들이, 왕국들이 모여 야훼를 섬기게 될 그 때에.





주는 영원하시지만

23 그가 길에서 나의 힘을 꺾으셨으며 나의 날들을 짧게 하셨습니다.

24 나는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한가운데서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해들이 대대에 이릅니다.

25 주는 옛날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들이 주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26 그것들은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실 것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옷처럼 낡을 것이며 겉옷처럼 갈아입히시면 그것들이 바뀌겠지만

27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해들은 끝이 없습니다.

28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계속 살 것이며 그들의 자손이 주 앞에서 견고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0-12는 25-27절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주여, 주는 옛날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 주는 동일하시며.” 시편 기자가 야훼에 대해 말한 것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인용한다. 이 이동이 신약 기독론의 핵심 논리다.




시편 103장 — 주를 송축하라


표제

다윗의 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장 풍성하고 완전하게 노래한 시편 중 하나.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가 처음과 끝을 프레임으로 잡는다. 구약에서 야훼의 성품을 가장 많은 단어로 묘사한 시편.





내 영혼아 송축하라

1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덕들을 잊지 마라.





그가 하신 일들

3 그가 네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는 분.

4 그가 네 생명을 구덩이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너에게 관을 씌우시는 분.

5 그가 좋은 것으로 네 입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분.

6 야훼께서 공의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억압받는 모든 자들을 위해 심판하신다.

7 그는 모세에게 그의 도들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의 행사들을.





주의 인자하심이

8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9 항상 꾸짖지 않으시며 영원히 화를 품지 않으신다.

10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신다.

11 하늘이 땅 위에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 위에 그의 인자하심이 크다.

12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13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쌍히 여김같이 야훼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14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신다.





사람의 날은

15 사람의 날은 풀과 같습니다. 들의 꽃처럼 피어납니다.

16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지고 그가 있던 자리도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17 그러나 야훼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미치며 그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까지.

18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11-12절 — “하늘이 땅 위에 높음같이 …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가장 큰 거리를 상상하라. 그보다 더 멀리 죄를 옮기셨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와 “동과 서가 얼마나 먼지”는 측정할 수 없다. 그 측정 불가능한 거리만큼 용서가 완전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구약 신학의 절정이다.





하늘의 존재들도

19 야훼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셨으며 그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20 야훼를 송축하라, 그의 천사들이여. 능력이 있어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이들이여.

21 야훼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그의 사역자들이여.

22 야훼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사역들이여.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이 시편은 개인 영혼의 송축으로 시작해서(1절) 모든 천사와 군대와 창조 세계의 송축으로 끝나고(20-22절), 다시 내 영혼의 송축으로 돌아온다(22절). 시야가 가장 좁은 곳에서 가장 넓은 곳으로 확장되었다가 다시 좁아진다. 우주적 예배의 지도 안에서 내 영혼 하나가 자리를 찾는 것이 이 시편의 운동이다.




시편 104장 — 창조의 송시


표제

표제 없음. 창조 세계를 노래하는 가장 장대한 시편. 기원전 14세기 이집트 파라오 아켄아텐(Akhenaten, 재위 BC 1353-1336년)의 「대 찬가(Great Hymn to the Aten)」와 어휘·구조·주제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학자들은 고대 근동의 공유된 창조 언어 전통 안에서 이 시편을 이해하며, 직접 영향보다는 병행 문학 전통의 공유로 본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1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십니다. 주는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2 빛을 옷처럼 걸치시며 하늘을 휘장처럼 펼치시는 분.

3 물들 위에 그의 높은 방들을 세우시며 구름들을 그의 마차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로 다니시는 분.

4 바람들을 그의 사자들로 삼으시며 불타는 불을 그의 사역자들로 삼으시는 분.





땅의 기초

5 그가 땅의 기초를 그 위에 놓으셨으니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

6 깊음으로 옷처럼 덮으셨으며 물들이 산들 위에 섰었습니다.

7 주의 꾸지람에 물들이 도망쳤고 주의 우레 소리에 서둘러 갔습니다.

8 산들 위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갔으니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신 그 곳으로.

9 주께서 경계를 세우시니 그것들이 건너가지 못합니다. 물들이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10 샘들을 골짜기들 안에 내보내시니 산들 사이로 흐릅니다.

11 그것들이 들짐승들 모두에게 물을 주고 들나귀들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12 하늘의 새들이 그 곁에 깃들이며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소리를 냅니다.

13 그가 높은 방들에서 산들에 물을 대시니 주의 사역들의 열매로 땅이 만족합니다.

14 가축들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며 사람들의 노동을 위한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땅에서 음식을 내게 하십니다.

15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빵.

16 야훼의 나무들,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만족합니다.

17 거기서 새들이 둥지를 틀고 황새는 그 최고의 집을 잣나무들 위에.

18 높은 산들은 야생 염소들을 위한 것이고 바위들은 사반들의 피난처입니다.





해와 달

19 그가 계절들을 위해 달을 만드셨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압니다.

20 주께서 어둠을 두시니 밤이 됩니다. 거기서 숲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 나옵니다.

21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위해 포효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음식을 구합니다.

22 태양이 뜨면 그것들이 물러나 그들의 소굴들에 눕습니다.

23 사람은 나와서 그의 일을 하며 저녁까지 그의 수고를 합니다.





바다의 생물들

24 야훼여, 주의 사역들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땅이 주의 소유물들로 가득합니다.

25 저 크고 광대한 바다 —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26 배들이 그리로 다니며 주께서 지어 가지고 노시려 한 리워야단(Leviathan · ㉸ 레비아탄)도.

27 이것들 모두가 주를 기다리며 때를 따라 그것들에게 양식을 주시기를.

28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읍니다. 주께서 손을 펼치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배부릅니다.

29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그것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것들이 죽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30 주의 영을 보내시면 그것들이 창조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26절 — “리워야단”. 욥기 41장의 무시무시한 혼돈 괴물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노시려 만든 존재다. 같은 단어, 완전히 다른 관점. 창조 세계의 위협적인 것도 하나님의 유희의 대상이다. 아켄아텐의 찬가에는 나일강 피시들이 파라오 앞에서 뛰어오른다는 비슷한 이미지가 있다.





야훼여, 영원히

31 야훼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의 사역들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32 그가 땅을 바라보시면 땅이 떨고 산들을 만지시면 그것들이 연기를 냅니다.

33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야훼께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34 그에 대한 나의 묵상이 그에게 달콤하기를. 나는 야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35 죄인들이 땅에서 없어지고 악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이 시편은 창세기 1장의 시적 대응이다. 창세기 1장이 신학적 산문으로 창조를 서술한다면, 시편 104편은 같은 창조를 살아있는 경이로 노래한다.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가 두려움이나 착취가 아니라 돌봄과 기쁨이라는 것이 이 시편의 핵심 통찰이다.




시편 105장 — 언약을 기억하셨다


표제

표제 없음. 역대상 16:8-22에 이 시편의 앞부분이 인용된다.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찬양 언어로 재서술하는 시편. 106편과 쌍을 이룬다 — 105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다면, 106편은 인간의 배신을 기억한다.





야훼의 행사를 기억하라

1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행사들을 민족들 가운데 알려라.

2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찬송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라.

3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찾는 자들의 마음이 기뻐하라.

4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찾으라.

5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아브라함과의 언약

6 그의 종 아브라함(Abraham)의 자손들이여,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녀들이여.

7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습니다.

8 그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천 세대에 이르도록 명하신 말씀을.

9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삭(Isaac · ㉸ 이사악)에게 하신 맹세를.

10 그것을 야곱에게 법도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11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의 몫으로 받을 기업을.”





족장들의 방랑

12 그들의 수가 적었을 때, 아주 적어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을 때.

13 그들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이 왕국에서 다른 민족으로 방랑할 때.

14 그는 아무도 그들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꾸짖으셨다.

15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마라. 내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요셉

16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오셨으니 그들의 양식 공급의 모든 막대기를 꺾으셨다.

17 그가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린 요셉이었다.

18 그의 발이 족쇄로 상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이 쇠에 들어갔다.

19 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훼의 말씀이 그를 시험하는 동안.

20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 주었고 민족들의 통치자가 그를 놓아 주었다.

21 그는 그를 그의 집의 주인으로 삼았고 그의 모든 소유의 통치자로.

22 그의 관원들을 그의 뜻대로 묶으며 그의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23 이스라엘도 애굽에 들어갔고 야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24 그가 그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25 그가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다.

26 그가 그의 종 모세를, 그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27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그의 표적들의 말씀들을 행했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28 그가 어둠을 보내사 그 땅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29 그가 그들의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의 물고기들을 죽게 하셨다.

30 그들의 땅이 개구리들로 뒤덮였으니 왕들의 침실들에까지.

31 그가 말씀하시매 파리 떼가 왔고 온 그 경계에 이들이.

32 그가 그들의 비 대신 우박을 주시고 그 땅에 불꽃을.

33 그가 그들의 포도나무들과 무화과나무들을 치시고 그들의 경계의 나무들을 꺾으셨다.

34 그가 말씀하시매 메뚜기들이 왔고 셀 수 없는 메뚜기 무리가.

35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고 그들의 밭의 열매를 먹어치웠다.

36 그가 그들의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들을 치셨으니 그들의 힘의 첫 열매를.





출애굽

37 그가 그들을 은과 금과 함께 이끌어 내셨으며 그의 지파들 중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

38 애굽이 기뻐하여 그들이 나가기를 원했으니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39 그가 덮개로 구름을 펼치시고 밤을 위해 불로 비추셨다.

40 그들이 구하매 메추라기를 가져오셨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

41 그가 반석을 여시니 물들이 흘렀고 건조한 곳들에서 강처럼 흘렀다.

42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말씀을,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43 그가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이끌어 내시고 그가 택하신 자들을 즐거운 노래와 함께.

44 그가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의 땅들을 주시니 그들이 백성들의 수고들을 물려받았다.

45 이는 그들이 그의 법도들을 지키고 그의 율법들을 따르게 하려 함이었다. 야훼를 찬양하라.

이 시편은 기억 신학이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 행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신뢰를 가능하게 한다. 이스라엘은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했다. 그 이야기가 끊기면 정체성도 끊긴다.




시편 106장 — 우리도 조상들처럼 범죄했나이다


표제

표제 없음. 역대상 16:34-36에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인용된다. 4권의 마지막 시편. 105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다면 106편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신을 고백한다. 4권의 송영으로 끝난다.





야훼를 찬양하라

1 야훼를 찬양하라.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 누가 야훼의 능력 있는 행사들을 다 말하겠는가? 누가 그의 모든 찬양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겠는가?

3 심판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항상 의를 행하는 자들은.

4 야훼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구원 중에 나를 방문하소서.

5 그러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들의 번성을 보고 주의 민족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겠습니다.





우리도 범죄했나이다

6 우리는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는 잘못 행하고 악하게 행했습니다.

7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주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바다, 곧 홍해(Red Sea · ㉸ 갈대 바다)에서 반역했습니다.

8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능력을 알리시려 함이었습니다.

9 그가 홍해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말랐으며 그는 그들을 깊음 가운데로 이끄셨으니 광야처럼 걸었습니다.

10 그가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11 물이 그들의 대적들을 덮었으니 그들 중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12 그 때 그들이 그의 말씀들을 믿었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광야의 반복된 실패

13 그들이 곧 그의 행사들을 잊었고 그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 그들이 광야에서 심히 탐욕을 내었고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15 그가 그들의 요청을 들어 주셨으나 그들의 영혼에게 쇠약함을 보내셨습니다.

16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를 시기하고 야훼의 거룩한 자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17 땅이 열려서 다단(Dathan · ㉸ 다탄)을 삼켰고 아비람(Abiram)의 무리를 덮었습니다.

18 불이 그들의 무리 안에서 타오르고 화염이 악인들을 삼켰습니다.





금송아지

19 그들이 호렙(Horeb) 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녹인 형상에게 절했습니다.

20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바꾸어 풀을 먹는 소의 형상으로.

21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 애굽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분 —

22 함의 땅에서 기이한 일들을, 홍해에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신 분을 잊었습니다.

23 그러므로 그가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셨더니 만약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앞에 서서 그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 멸망시키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24 그들이 그 좋은 땅을 멸시하고 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25 그들이 자기 장막들 안에서 불평하고 야훼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26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셨으니 그들을 광야에서 넘어뜨리겠다고.

27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을 민족들 중에 흩어버리겠다고 여러 땅에 흩어버리겠다고.

28 그들이 바알브올(Baal-Peor · ㉸ 바알 프오르)에 스스로를 묶고 죽은 자들에게 드린 제물들을 먹었습니다.

29 그들이 그들의 행위들로 그를 격분케 하니 재앙이 그들 가운데 퍼졌습니다.

30 그 때 비느하스(Phinehas · ㉸ 핀하스)가 일어나 중재하매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31 그것이 그에게 공의로 여겨졌으니 대대로 영원히.





계속된 반역

32 그들이 므리바 물에서도 그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들 때문에 모세가 해를 당했습니다.

33 그들이 그의 영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입술로 경솔하게 말했습니다.

34 그들은 야훼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민족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35 오히려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았고 그들의 일들을 배웠습니다.

36 그들의 우상들을 섬겨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37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귀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38 그들이 무죄한 피를 — 자기 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고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39 그들이 그들의 행위들로 부정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행위들로 간음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40 그러므로 야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타올랐고 그는 그의 기업을 혐오했습니다.

41 그가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42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이 그들의 손 아래서 굴복했습니다.

43 그가 그들을 여러 번 건지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계획으로 반역하였으며 그들의 죄악으로 낮아졌습니다.

44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고난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을 때.

45 그는 그들을 위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후회하셨습니다.

46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모든 자들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기도

47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찬양을 자랑하게 하소서.





송영 — 4권의 마지막

48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4권(90-106편)은 이 송영으로 끝난다. 모세의 시간대(90편)로 시작해 광야 세대의 실패들로 끝나지만, 그 실패의 역사 안에서도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45절)는 것이 4권 전체의 신학적 요약이다. 하나님의 기억이 인간의 망각을 이긴다.




시편 107장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표제

표제 없음. 5권(107-150편)의 첫 시편.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도록 초청하는 형식. 4중 후렴이 반복되며 네 유형의 구원을 묘사한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 시편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예배와 연관된다.





야훼께 감사하라

1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 야훼의 구속받은 자들이 그렇게 말하라. 그들은 그가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신 자들이다.

3 그가 여러 땅들에서 그들을 모으셨으니 동서남북에서.





광야에서 길 잃은 자들

4 그들 중 어떤 이들이 광야, 황무지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5 배고프고 목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6 그 때 그들이 고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7 그가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으니 거주할 도시로 가게 하셨습니다.

8 그들은 그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야훼께 감사하라.

9 그가 갈증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굶주린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우셨기 때문이다.





어둠에 앉은 자들

10 어떤 이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으며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죄수들이었습니다.

11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계획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12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마음을 수고로 낮추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졌고 도와줄 자가 없었습니다.

13 그 때 그들이 고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4 그가 그들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결박들을 끊으셨습니다.

15 그들은 그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야훼께 감사하라.

16 그가 청동 문들을 부수시고 쇠 빗장들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죄악으로 고통받는 자들

17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의 반역의 길과 그들의 죄악들로 고통받았습니다.

18 그들의 영혼이 모든 음식을 혐오하여 죽음의 문들에 가까웠습니다.

19 그 때 그들이 고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0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멸망에서 건지셨습니다.

21 그들은 그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야훼께 감사하라.

22 감사 제물들을 드리고 기쁜 소리로 그의 행사들을 선포하라.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자들

23 배들로 바다로 내려간 자들, 큰 물들에서 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24 그들이 야훼의 행사들을 보았으니 깊음 속에서 그의 기이한 일들을.

25 그가 말씀하시매 폭풍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들을 높였습니다.

26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깊음으로 내려갔으며 고난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녹았습니다.

27 그들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렸으며 그들의 모든 지혜가 삼켜졌습니다.

28 그 때 그들이 고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고 그가 그들을 고통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29 그가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니 파도들이 고요해졌습니다.

30 그들이 고요해짐을 기뻐했으며 그가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습니다.

31 그들은 그의 인자하심을,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야훼께 감사하라.

32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고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양하라.





야훼의 역사

33 그가 강들을 광야로, 물 샘들을 메마른 땅으로 바꾸신다.

34 그것에 사는 자들의 악 때문에 열매 맺는 땅을 소금 땅으로.

35 그가 광야를 물 웅덩이로, 메마른 땅을 물 샘들로 바꾸신다.

36 거기 굶주린 자들이 살게 하시며 거주할 도시를 세우게 하신다.

37 그들이 밭들을 갈아 포도원들을 심으며 좋은 열매를 냅니다.

38 그가 그들을 복 주셔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축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십니다.

39 또 억압과 재앙과 슬픔으로 적어지고 낮아졌을 때에도.

40 그는 왕들에게 경멸을 쏟으시고 길 없는 황무지에서 그들이 방황하게 하십니다.

41 그러나 궁핍한 자를 고난에서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고 가족들을 양 떼같이 만드십니다.

42 정직한 자들이 보고 기뻐하겠지만 모든 사악함이 입을 닫습니다.

43 지혜로운 자는 이런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야훼의 인자하심들을 이해하겠습니다.

4중 후렴 — “그 때 그들이 고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6, 13, 19, 28절). 이 후렴은 단순한 문학적 반복이 아니다. 신학적 핵심의 반복이다. 누가 구원받는가: 부르짖는 자들. 언제 구원받는가: 고난 중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야훼가 건지심으로.




시편 108장 — 새벽을 깨우리로다


표제

다윗의 노래. 시편 57편 7-11절과 60편 5-12절을 결합한 합성 시편이다. 두 탄원 시편의 찬양 부분들을 가져와 새로운 예배 시편으로 구성했다.





내 마음이 굳건하다

1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굳건합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광도 함께.

2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3 야훼여, 내가 만국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으며 민족들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4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크고 주의 진리가 구름들에까지 이릅니다.

5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6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건짐을 받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7 하나님이 그의 거룩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겠다. 내가 세겜(Shechem · ㉸ 세켐)을 나누고 숙곳(Succoth · ㉸ 수코트) 골짜기를 측량하겠다.

8 길르앗(Gilead)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왕홀이다.

9 모압(Moab)은 내 세숫대야, 에돔 위에 내 신발을 던지겠다.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겠다.”

10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이끌겠는가?

1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12 원수에 대한 도움은 사람에게서 헛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소서.

13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원수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 음악과 기도가 새벽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선언이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찬양이 먼저 시작된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선점하는 것이 이 시편의 정신이다.




시편 109장 — 저주 시편


표제

예배 지도자를 위한 다윗의 시. 성경에서 가장 강렬한 저주 시편(Imprecatory Psalm) 중 하나. 원수를 향한 극단적 저주가 담겨 있다. 사도행전 1:20에서 베드로가 유다에 관하여 8절을 인용한다.





잠잠하지 마소서

1 내 찬양의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2 악한 자와 거짓된 자의 입이 나를 향해 열렸으니 거짓된 혀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3 또 미움의 말들로 나를 둘러쌌으며 이유 없이 나를 공격했습니다.

4 내 사랑에 대해 그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5 그들이 내게 악으로 선을 갚고 내 사랑에 대해 미움으로.





그에게 임하기를

6 그에게 악인을 세우소서.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7 그가 심판받을 때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8 그의 날들이 짧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가져가게 하소서.

9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소서.

10 그의 자녀들이 방랑하고 구걸하게 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곳들에서 찾게 하소서.

11 채권자가 그의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낯선 이들이 그의 수고를 약탈하게 하소서.

12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들을 도울 자도 없게 하소서.

13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4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야훼 앞에 기억되게 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15 그것들이 야훼 앞에 항상 있게 하시고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6 이는 그가 긍휼히 여기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죽이려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17 그가 저주를 사랑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오게 하소서. 그가 복 주기를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그에게서 멀게 하소서.

18 그가 저주를 옷처럼 입었으니 그것이 물처럼 그의 안에, 기름처럼 그의 뼈들 안에 들어가게 하소서.

19 그것이 그에게 입는 옷처럼, 항상 두르는 띠처럼 되게 하소서.

20 이것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야훼께로부터의 보응이며 내 영혼에 대해 악을 말하는 자들의.

저주 시편들(Imprecatory Psalms)은 현대 독자에게 가장 불편한 성경 본문이다. 신학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접근한다. (1) 이것은 정직한 기도다 —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2) 이것은 개인 복수가 아니라 신적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 “내가 갚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소서”다. (3)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저주 시편들을 배경으로 한다. 예수가 명하신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이 시편들이 보여준다.





야훼의 도움을 구하다

21 그러나 야훼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대우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22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습니다.

23 나는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져 갑니다. 메뚜기처럼 쫓겨납니다.

24 금식으로 내 무릎이 약해졌고 내 몸에는 살이 빠졌습니다.

25 나는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26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27 이것이 주의 손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야훼여,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28 그들은 저주하겠지만 주는 복 주소서. 그들이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하겠지만 주의 종은 기뻐하겠습니다.

29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입겠으며 치욕을 겉옷처럼 입겠습니다.

30 내가 입으로 크게 야훼께 감사하겠으며 무리 중에서 그를 찬양하겠습니다.

31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시며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장 —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표제

다윗의 시. 시편 중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마태복음 22:44, 마가복음 12:36, 누가복음 20:42-43, 사도행전 2:34-35, 히브리서 1:13 등 약 25회 인용된다. 예수가 이 시편을 자신의 정체성에 직접 적용했고, 신약 기자들이 예수의 주권과 제사장직을 이 시편으로 해석한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1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라.”

마태복음 22:41-46 —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묻는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주’라고 불렀겠는가?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 논증에서 예수는 자신이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부른 존재임을 주장한다. 1절이 두 인물을 언급한다 — 야훼와 야훼의 말씀을 받는 “내 주”. 이 두 번째 존재가 누구인지가 신약 기독론의 핵심 논점이다.





주의 능력의 홀

2 야훼께서 시온에서 주의 능력의 홀을 뻗으실 것이다.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려라.

3 주의 군대가 주의 거룩한 위엄 가운데 자원할 것이다. 새벽 빛의 태에서부터 청년들이 주께 올 것이다.

4 야훼께서 맹세하셨으며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멜기세덱(Melchizedek · ㉸ 멜키체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영원히.”

4절 — 멜기세덱. 창세기 14:18에 짧게 등장하는 살렘 왕이자 제사장.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기록되지 않은 신비한 인물. 히브리서 5-7장이 이 한 구절을 근거로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전개한다. 레위 계통이 아닌 제사장 — 혈통이 아닌 명령으로 세워진 영원한 제사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한다.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주

5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가 진노의 날에 왕들을 무찌를 것이다.

6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어 시체들로 가득케 하시며 넓은 땅 위에서 머리들을 무찌르실 것이다.

7 그가 길 가의 시내에서 마시겠으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들리라.

이 짧은 시편 7절은 신학의 밀도 면에서 시편 전체에서 손꼽힌다. 왕권 시편이면서 제사장 시편이다. 다윗이 썼으면서도 다윗 위에 있는 누군가를 가리킨다.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은 분리된 직분이었다 — 왕이 제사장직을 침범하면 심판이 따랐다(사울, 웃시야). 그러나 이 시편은 멜기세덱 서열의 왕-제사장을 예언한다. 그 연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신약의 주장이다.




시편 111장 — 그의 행사가 영광스럽고 위엄 있도다


표제

표제 없음.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각 절이나 행의 첫 글자로 사용하는 알파벳 두운시(Acrostic Poem). 112편과 쌍을 이루는 형제 시편 — 111편이 야훼의 성품을 서술한다면 112편은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성품을 서술한다.





야훼를 찬양하라

1 야훼를 찬양하라. 내가 정직한 자들의 회의와 모임에서 온 마음으로 야훼께 감사하겠습니다.

2 야훼의 행사들이 크시니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들이 찾습니다.

3 그의 행사가 영광스럽고 위엄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

4 그가 그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5 그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6 그가 그의 행사들의 능력을 그의 백성에게 보이셨으니 이방 민족들의 기업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7 그의 손의 행사들이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그의 법도들이 모두 확실합니다.

8 그것들이 영원무궁토록 세워졌으니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행해졌습니다.

9 그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을 보내셨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명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두려우시도다.

10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것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훌륭한 통찰을 가졌습니다. 그의 찬양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10절 — 잠언 1:7, 9:10과 동일한 선언이다 —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 구절이 잠언의 신학이자 시편 111편의 결론이다. 지혜는 정보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경외함이 모든 앎의 출발점이다.




시편 112장 —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표제

표제 없음. 111편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 두운시. 111편이 야훼의 성품을 묘사한다면, 112편은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의 성품과 삶을 묘사한다. 두 시편은 거울이다 —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어떠한지.





야훼를 경외하는 자의 복

1 야훼를 찬양하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 그의 자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세대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3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

4 어둠 가운데 정직한 자들에게 빛이 솟아오릅니다. 그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며 의롭습니다.

5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은 잘 됩니다. 공의로 그의 일들을 처리하는 자.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으니 의인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7 그는 나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그의 마음이 굳건하여 야훼를 신뢰합니다.

8 그의 마음이 붙들려 있어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마침내 그의 원수들을 바라보겠습니다.

9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나누어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아질 것입니다.

10 악인은 보고 분노하며 이를 갈며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의 욕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111편과 112편은 쌍둥이 시편이다. 111:3 — “그의(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와 112:3 — “그의(의인의) 의가 영원히 서 있습니다”는 동일한 표현이다. 111:4 —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신다”와 112:4 — 의인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며 의롭다”도 동일한 어휘다. 하나님을 닮아간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언어로 묘사된다. 이것이 이 두 시편이 쌍으로 놓인 이유다.

5권의 시작인 107편부터 여기 112편까지 — 하나님의 구원(107편), 왕의 예배(108편), 억압받는 자의 탄원(109편), 주의 주권(110편), 하나님의 성품(111편), 경외하는 자의 복(112편) — 예배, 왕권, 고난, 신뢰, 성품의 모든 영역을 다루었다.




시편 113장 —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


할렐 시편의 문이 열린다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3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리로다.

113-118편은 ‘할렐(Hallel)’ 시편이다. ’할렐루야’에서 온 이름. 유월절·초막절·칠칠절·하누카에 낭독된다. 예수가 마지막 만찬 끝에 제자들과 함께 불렀다고 전해지는 노래(마태 26:30, 마가 14:26)가 이 묶음에서 왔다. 가장 어두운 밤에, 체포되기 직전에, 이 찬양이 울려 퍼졌다.





높으신 분이 낮은 곳을 보신다

4 여호와는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높은 곳에 앉아 계시되,

6 스스로를 낮추어 하늘과 땅을 살피시는 분.

이 역설이 시편 113편의 심장이다. 하늘 위에 높은 분이 낮은 곳으로 몸을 굽혀 내려다본다. 히브리어 ’마쉬필(מַשְׁפִּילִי)’은 “스스로 낮추어”라는 뜻이다. 높음과 낮춤이 한 절 안에 공존한다.





가난한 자와 불임 여인

7 가난한 자를 먼지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어

8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그 백성의 귀인들과 함께 하게 하신다.

9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을 가정에 두시고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신다” — 한나의 노래(사무엘상 2:8)와 거의 같은 표현이다. 마리아의 노래(누가복음 1:52)도 이 언어를 가져간다. 불임 여인이 자녀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마지막 이미지는 사라·리브가·라헬·한나로 이어지는 성경의 오랜 주제다.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얻는다.

다음 장 — 출애굽의 기억이 온 창조를 떤다. 바다가 도망치고 요단이 물러선다.




시편 114장 — 바다가 도망치다


출애굽의 장면들

1 이스라엘이 이집트(Egypt)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이 낯선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2 유다가 그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짧은 시편은 히브리 시의 압축 기술이 절정에 이른 예다. 출애굽에서 요단강 도하까지 전체 이야기를 여덟 절에 담는다. “낯선 언어를 쓰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방 지배의 낯섦을 날것으로 전달한다.





창조물이 두려워 달아난다

3 바다가 보고 도망쳤으며, 요단(Jordan · ㉸ 요르단)이 뒤로 물러갔다.

4 산들은 숫양처럼 뛰었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처럼 뛰었다.

5 바다야, 무슨 일이냐, 네가 도망친 것이? 요단아, 무슨 일이냐, 네가 뒤로 물러간 것이?

6 산들아, 무슨 일이냐, 숫양처럼 뛴 것이? 작은 산들아, 어린 양처럼 뛴 것이?

의인화된 자연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황급히 달아나는 이미지. 홍해와 요단강이 나란히 놓인다 — 두 개의 물 기적이 같은 서사 선 위에 선다. “숫양처럼”, “어린 양처럼” — 활기차고 두려워하는 짐승의 도약이 산의 격동을 묘사한다. 지질학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사건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7 땅아, 주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라.

8 그는 반석을 물이 고인 못으로 바꾸시고, 단단한 바위를 샘물로 바꾸셨다.

마지막 두 절은 바위에서 물이 솟은 광야 기적(출애굽기 17:1-7, 민수기 20:8-11)을 가리킨다. 이 시편은 세 가지 물 기적을 한 문학 운동으로 묶는다: 홍해, 요단, 반석의 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4에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읽는다. 시편은 그 신학적 재독(再讀)을 열어 두었다.

다음 장 — 우상은 입이 있으나 말 못하고,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한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시편 115장 — 우상은 말 못하고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2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말하게 하시리이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두 번 반복된 “우리에게가 아니라(לֹא לָנוּ)” — 히브리 시의 강조 기법. 시편은 영광의 귀속을 놓고 시작한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헤세드)과 진실하심(에메트)을 위해서. 이방인의 조롱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는 포로기와 압박의 시간에 들려온 실제 질문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 땅의 우상

3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신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니 사람의 손이 만든 것이다.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는 소리도 내지 못한다.

8 그것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도 다 그와 같이 되리로다.

우상 풍자는 이사야 44장, 예레미야 10장에도 나오는 장르다. 인체 기관을 하나씩 나열하며 우상의 무기력함을 해부한다. 기능이 없는 기관들의 목록 — 이 형식 자체가 조롱이다. 마지막 절의 경고가 뾰족하다: 우상과 같은 것을 신뢰하면 우상처럼 된다. 신뢰는 형성한다.





이스라엘아, 신뢰하라

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다.

10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다.

1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시다.

12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으니 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게 복을 주시리라.

13 작은 자든 큰 자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더하시기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15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기를.

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지만, 땅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17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적막 속으로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18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땅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 하나님이 창조를 인간에게 위탁하셨다는 신학.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땅은 인간의 영역이지만 그것도 선물이다. 죽음의 영역에서는 찬양이 없다는 마지막 이유 — 그러므로 지금 찬양하라. 시편 6편, 88편도 같은 논리를 쓴다. 살아있음이 찬양의 근거다.

다음 장 —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므로 내가 사랑한다.” 죽음의 문에서 건짐 받은 자의 노래.




시편 116장 —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었을 때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1 여호와께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므로 나는 여호와를 사랑한다.

2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시므로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었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만났으며, 나는 고통과 슬픔을 만났도다.

4 그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히브리어 원문의 시작이 독특하다. “나는 사랑한다” —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한다. 사랑의 이유가 뒤따른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 순서가 중요하다. 신학적 선언이 먼저, 이유가 뒤따른다. 시편 기자가 직면한 ’사망의 줄’과 ’스올의 고통’이 어떤 실제 위기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위기의 시편이 된다.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

5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6 여호와는 어리석은 자들을 지키신다. 내가 약해졌을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7 내 영혼아, 네 쉬는 곳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이로다.

8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으니

9 나는 생명의 빛 속에서 여호와 앞에 걸으리로다.





믿음 — 말함 — 감사

10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나는 심히 고통받았다.

11 내가 당황하여 말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10절 — 바울이 고린도후서 4:13에서 인용한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믿음과 말함의 연결. 고통 속에서도 신앙 고백이 나온다. 11절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 절망의 언어다. 사람에 의지하다 배신당한 자의 고백.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서는 전환이 뒤따른다.





감사의 잔

12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으리요.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14 나는 모든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15 여호와의 성도들의 죽음이 여호와께는 귀하다.

16 여호와여, 나는 참으로 주의 종이오니,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오니.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17 내가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18 나는 모든 백성 앞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9 여호와의 집 뜰에서 여호와께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들고” — 이 표현이 최후의 만찬의 잔을 연상시킨다. 유월절 식사에서 여러 잔이 오가는데, 세 번째 잔이 구원의 잔(컵 오브 블레싱)이다. 예수가 마지막 만찬에서 든 잔이 이 잔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읽는다. “여호와의 성도들의 죽음이 여호와께는 귀하다(יָקָר)” — 히브리어 ’야카르’는 값비싸다, 귀중하다는 뜻이다. 순교자 신학의 씨앗이 여기 있다.

다음 장 — 단 두 절의 시편.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17장 — 온 민족이여, 찬양하라

1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아, 그를 찬송하라.

2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 단 두 절, 히브리어로 열일곱 단어. 그러나 신학의 밀도는 낮지 않다. “모든 나라(כָּל-גּוֹיִם)”와 “모든 민족(כָּל-הָאֻמִּים)” —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찬양을 촉구한다. 이방 포함의 신학이 가장 짧은 시편에 압축되어 있다.

바울이 로마서 15:11에서 이 시편을 직접 인용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논증의 근거로. 구약의 가장 짧은 장이 신약의 가장 중요한 신학 논증 중 하나의 기둥이 된다.

히브리 성경을 가운데서 나누면 이 시편 근처가 중간점이다. ’성경의 중심’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다. 인자하심(헤세드)과 진실하심(에메트) — 이 두 단어가 여호와의 성품을 요약하는 한 쌍으로 성경 전체에 흐른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쓴 단어(출애굽기 34:6)가 여기에 다시 울린다.

다음 장 — 할렐 시편의 마지막.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종려 주일의 함성이 이 절에서 왔다.



시편 118장 —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3 아론의 집은 이제 말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제 말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었다

5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두셨다.

6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는가?

7 여호와는 내 편이시며 나를 도우시는 자들 가운데 계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에워싸인 자가 이겼다

10 모든 민족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 버렸다.

11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또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 버렸다.

12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처럼 꺼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 버렸다.

13 그들이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14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다.

14절 — 출애굽기 15:2의 모세 노래와 동일한 표현이다. 홍해를 건넌 뒤 부른 노래가 이 시편에 메아리친다. 시편 기자가 의식적으로 연결한다. 모든 위기에서의 구원이 출애굽 구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의인들의 문

15 의인들의 장막에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있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푸시며

16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아지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푸신다.”

17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적을 선포하리로다.

18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징계하셨으나 사망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19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 이것이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21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2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도다.

23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다.

24 이것이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22절 —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구절 중 하나다. 마태복음 21:42, 마가복음 12:10, 누가복음 20:17, 사도행전 4:11, 베드로전서 2:7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본문으로 읽힌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 거부당한 자가 핵심이 된다는 역전의 신학.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 — 원문은 단순히 “이 날(הַיּוֹם)”이다. 어떤 날인지 특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 때, 부활 때, 새 창조 때 이 절이 울려 퍼지는 이유가 있다. 특정 날을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25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형통하게 하소서.

26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노라.

27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비추셨도다. 제사의 줄로 제단 뿔까지 이어라.

28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이겠다.

29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 군중이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때 외친 말이다(마태 21:9). 히브리어 ’호샤나(הוֹשַׁנָּא)’가 “구원하소서”(25절)에서 왔다. 호산나가 이 시편에서 나왔다. 이 시편은 할렐 시편의 마지막이자 유월절 식사를 마친 예수가 겟세마네로 향하기 전에 제자들과 부른 노래다. 체포 직전, 가장 어두운 밤 직전에 이 찬양이 흘렀다.

25절의 “호샤나(구원하소서)”는 나중에 찬양의 감탄사로 굳어진다. 긴급한 기도가 축제의 환호가 된 경우다.

다음 장 — 성경 최장편. 알파벳 22단락, 176절. 율법을 향한 사랑의 서사시.




시편 119장 — 주의 말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단일 장이다. 176절.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각각 8절씩 반복하는 알파벳 두운시(頭韻詩)다. 각 단락 8절이 같은 알파벳 글자로 시작한다. 알레프(א)부터 타브(ת)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그 말씀은 토라(תּוֹרָה), 말씀(דָּבָר), 계명(מִצְוָה), 법도(מִשְׁפָּט), 율례(חֹק), 증거(עֵדוּת), 교훈(פִּקּוּד), 명령(אִמְרָה) 여덟 동의어로 거의 매 절마다 등장한다.




א 알레프 — 복 있는 자

1 행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걷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2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3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의 길을 걷는다.

4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려 하심이다.

5 내 길이 주의 율례를 지키는 데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6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바라볼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7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8 주의 율례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ב 베트 — 어떻게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9 청년이 어떻게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대로 지킴으로써입니다.

10 나는 전심으로 주를 구했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나를 빗나가게 하지 마소서.

11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감추었습니다.

12 여호와여, 주는 복이 있으시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13 내가 주의 입의 모든 판단을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14 나는 주의 증거의 길 안에서 모든 재물보다 더 기뻐합니다.

15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길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16 나는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ג 기멜 — 나그네로 살면서

17 주의 종에게 선대해 주소서. 내가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18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9 나는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 내 영혼은 주의 판단을 간절히 원하다가 항상 상합니다.

21 주께서 오만한 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주의 계명에서 빗나가는 저주받은 자들을.

22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으니 수치와 멸시를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23 귀인들도 앉아서 나를 거슬러 이야기했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했습니다.

24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조언자들입니다.





ד 달레트 —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도다

25 내 영혼이 티끌에 붙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소서.

26 내가 내 길을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27 주의 법도의 길을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겠습니다.

28 내 영혼이 슬픔으로 쓰러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일으켜 주소서.

29 거짓 길에서 나를 멀리하시고 주의 율법을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소서.

30 나는 신실한 길을 택했으며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31 나는 주의 증거에 붙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32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ה 헤 — 내 마음을 기울이소서

33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34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35 주의 계명들의 길로 나를 걷게 하소서. 내가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36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기울이시고 탐욕으로는 기울이지 마소서.

37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 안에서 나를 살려 주소서.

38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확고히 세워 주소서.

39 내가 두려워하는 비난을 없애 주소서. 주의 판단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40 보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려 주소서.





ו 바브 —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41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42 그러면 내가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43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전혀 빼앗지 마소서. 내가 주의 판단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44 내가 항상 주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45 내가 넓은 곳에서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46 또 왕들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47 내가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48 내가 주의 계명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겠습니다.





ז 자인 — 고통 중에 이것이 내 위로

49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50 이것이 내 고통 중의 위로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51 오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으나 나는 주의 율법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52 여호와여, 주의 옛 판단을 내가 기억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53 주의 율법을 저버리는 악인들 때문에 분노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54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내 나그네 삶의 집 안에서.

55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56 이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ח 헤트 — 나의 분깃은 여호와

57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8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은혜롭게 여기소서.

59 내가 내 길을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따라 내 발을 돌이켰습니다.

60 나는 서두러 지체하지 않고 주의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61 악인들의 줄이 나를 에워쌌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62 밤중에 나는 일어나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인하여.

63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동반자입니다.

64 여호와여, 땅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합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ט 테트 — 고통이 선물이었다

65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에게 선대하셨습니다.

66 좋은 분별력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계명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67 고통받기 전에 나는 방황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68 주는 선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69 오만한 자들이 내게 거짓말을 꾸몄으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70 그들의 마음은 기름처럼 굳어졌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71 고통받은 것이 내게 좋았습니다. 이를 통해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72 주의 입의 율법이 내게는 수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י 요드 — 주의 손이 나를 지었나이다

73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형성하셨습니다. 나로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75 여호와여, 주의 판단들이 의롭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께서 진실하게 나를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76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대로.

77 내게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소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의 율법이 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78 오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왜곡된 말로 나를 뒤엎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를 묵상하겠습니다.

79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의 증거를 아는 자들이.

80 내 마음이 주의 율례 안에서 완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습니다.





כ 카프 — 내 영혼이 소망 중에 쇠했습니다

81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쇠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82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쇠했습니다.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말하면서.

83 나는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84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판단하시겠습니까?

85 오만한 자들이 나를 위해 함정을 팠습니다. 그것은 주의 율법과 맞지 않습니다.

86 주의 모든 계명이 신실합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나를 박해합니다. 도와주소서.

87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88 주의 인자하심대로 나를 살려 주소서. 내가 주의 입의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ל 라메드 —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선 말씀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서 있습니다.

90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니 그것이 서 있습니다.

91 그것들이 오늘도 주의 규례들대로 서 있습니다. 만물이 다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92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고통 중에 이미 망했을 것입니다.

93 나는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그것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94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95 악인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기다렸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합니다.

96 나는 모든 완전함의 끝을 보았습니다. 주의 계명이 매우 넓습니다.





מ 멤 —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

97 오, 내가 주의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종일 그것이 나의 묵상입니다.

98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그것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99 나는 나의 모든 선생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100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이 깨닫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101 나는 내 발을 모든 악한 길에서 금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102 나는 주의 판단들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103 주의 말씀이 내 입맛에 얼마나 달콤한지요. 꿀보다 더 내 입에 답니다.

104 주의 법도들로부터 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합니다.





נ 눈 — 내 발의 등불

105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6 나는 맹세하고 확정했습니다.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지키겠다고.

107 나는 심히 고통받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소서.

108 여호와여, 내 입의 자원하는 헌물을 기뻐하시고 주의 판단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09 내 영혼이 항상 내 손안에 있으나 나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않습니다.

110 악인들이 나를 위해 덫을 놓았으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빗나가지 않습니다.

111 주의 증거들이 영원한 기업으로 내 것입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112 나는 내 마음이 주의 율례들을 행하는 데 기울었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 — 시편 119편 전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절이다. 히브리 시에서 등불은 작은 빛이다. 한 걸음 앞을 비추는 빛. 먼 미래의 지도가 아니라, 지금 이 발을 내딛을 자리를 비추는 빛이다.

‘눈(נ)’ 단락 — 사해사본(쿰란 11편 사본)은 마소라 본문에 없는 한 절을 여기에 추가로 포함한다. “주께서 신실하시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심은 영원하다.” 마소라 전통과 다른 히브리어 사본 전통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ס 사메크 — 두 마음 품은 자들

113 나는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114 주는 내 피난처요 내 방패이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115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겠다.

116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소망에서 나를 수치 당하게 하지 마소서.

117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118 주께서 주의 율례들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그들의 속임수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119 주께서 땅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처럼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합니다.

120 내 살이 주를 두려워함에 떱니다. 나는 주의 판단들을 두려워합니다.





ע 아인 — 내가 판단과 의를 행했습니다

121 나는 판단과 의를 행했습니다. 압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마소서.

122 주의 종에게 좋도록 보증해 주소서. 오만한 자들이 나를 압박하지 않게 하소서.

123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다가 쇠했습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124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시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25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알겠습니다.

126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율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127 그러므로 나는 금보다, 정금보다 더 주의 계명들을 사랑합니다.

128 그러므로 모든 법도들이 옳다고 나는 판단합니다. 나는 모든 거짓 길을 미워합니다.





פ 페 — 주의 증거가 기이합니다

129 주의 증거들이 기이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그것들을 지킵니다.

130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깨닫게 합니다.

131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132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돌아보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33 주의 말씀대로 내 걸음을 확정해 주소서. 어떤 불의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134 나를 사람들의 압박에서 구속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습니다.

135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6 내 눈에서 눈물 시내가 흐릅니다.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צ 차데 — 여호와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137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들은 올바릅니다.

138 주께서 명하신 주의 증거들은 의롭고 매우 신실합니다.

139 내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140 주의 말씀은 매우 순수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141 나는 작고 업신여김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않습니다.

142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실입니다.

143 고통과 고뇌가 나를 사로잡았으나 주의 계명들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144 주의 증거들의 의는 영원합니다. 나로 깨달아 살게 하소서.





ק 코프 — 새벽에 부르짖습니다

145 나는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겠습니다.

146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겠습니다.

147 나는 새벽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148 내 눈이 야간 경계들 앞에 떴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149 주의 인자하심대로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판단대로 나를 살려 주소서.

150 악한 음모를 추구하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의 율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151 여호와여, 주는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합니다.

152 오래 전부터 나는 주의 증거들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ר 레쉬 — 환난이 크오나

153 내 고통을 보시고 나를 구속해 주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154 내 소송을 변호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 주소서.

155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156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십니다. 주의 판단대로 나를 살려 주소서.

157 나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158 배신자들을 내가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159 내가 주의 법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대로 나를 살려 주소서.

160 주의 말씀의 첫머리는 진실이요 주의 의로운 모든 판단들은 영원합니다.





ש 쉰 — 왕들이 나를 박해했으나

161 왕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합니다.

162 큰 전리품을 얻은 자처럼 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기뻐합니다.

163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164 나는 주의 의로운 판단들을 인하여 하루에 일곱 번 주를 찬양합니다.

165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화가 있고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166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바랐습니다. 나는 주의 계명들을 행했습니다.

167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168 나는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내 모든 길이 주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ת 타브 — 나의 길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169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오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로 깨닫게 하소서.

170 내 간구가 주 앞에 나오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속해 주소서.

171 내 입술이 찬양을 흘러넘치게 하소서. 주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172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173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174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주의 율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175 내 영혼이 살아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판단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176 나는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 — “나는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했습니다.” 176절의 율법 찬가가 이 고백으로 끝난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도 방황한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서도 사랑한다. 그것이 율법 앞에 선 인간의 진실이다. 예수의 잃어버린 양 비유(누가복음 15:4-7)가 이 마지막 줄에서 울린다.

119편은 길다. 그러나 단조롭지 않다. 확신과 의심, 찬양과 탄식, 자신감과 두려움이 번갈아 흐른다. 알파벳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삶의 모든 자음과 모음을 다 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다음 장 —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 거짓된 자들 사이에서 시작하는 순례.




시편 120장 — 거짓 혀에서 건져 주소서

120-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쉬르 함마알롯 — שִׁיר הַמַּעֲלוֹת)’다. 매 절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하면서 부른 노래들이다. ’마알롯’은 ’오름’, ’계단’을 뜻한다. 성전 입구의 계단에서 불렀다는 전통도 있다. 15편의 짧은 시들이 긴 여정의 발걸음마다 불렸다.



1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다.

2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에서, 속이는 혀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3 속이는 혀여, 네게 무엇을 주겠느냐? 네게 무엇을 더하겠느냐?

4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들과 로뎀 나무 숯불을.

로뎀 나무(로템)는 네겝 사막과 시나이반도에 자라는 나무다. 그 숯불은 오래 타고 뜨겁기로 유명하다. 거짓 혀가 가져오는 결과를 날카로운 화살과 뜨거운 숯불로 표현한다.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시편 특유의 언어.



5 내가 메섹(Meshech)에 거류하고 케달(Kedar · ㉸ 케다르)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되었도다.

6 내가 오랫동안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살았다.

7 나는 평화를 원하나 내가 말하면 그들은 전쟁을 원한다.

메섹은 흑해 연안의 야만족을, 케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을 가리킨다. 지리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두 민족을 한 절에 묶는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든 평화를 모르는 자들 사이에 있다”는 비유적 표현이다.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이유 — 지금 있는 곳이 화이기 때문이다. 순례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귀향이다.

다음 장 — 산을 향해 눈을 들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시편 121장 — 산을 향하여

1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2 내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 두 절의 긴장이 시편 121편 전체의 동력이다. “산을 향해 눈을 들었다” — 고대 가나안에서 산은 신들의 거처였다.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앞에 산들이 보인다. 도움이 저 산에서 오는가? 아니다. 도움은 산을 만드신 분에게서 온다. 산 자체가 아니라 산의 창조자.



3 여호와께서 네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겠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않으신다.

4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5 여호와는 네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네 오른쪽에 있는 그늘이시다.

6 낮에는 해가 너를 해치지 않겠고,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

“여호와는 네 오른쪽에 있는 그늘” —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 그늘은 생존이다. 오른쪽은 전투 시 방패가 없어 가장 취약한 쪽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지킨다. 밤의 달도 해처럼 해롭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다 — ‘문레이트(moonlit fever)’, 달빛에 의한 해악. 하나님의 보호가 낮과 밤, 해와 달 모두를 아우른다.



7 여호와께서 모든 재앙에서 너를 지키시겠다. 네 영혼을 지키시겠다.

8 여호와께서 네 출입을 지키시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네 출입” — 히브리어 ’체트체카 우보에카(יְצֵאתְךָ וּבוֹאֶךָ)’는 삶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관용구다.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삶의 전체 지평. 단기적 순례 보호를 훨씬 넘어서는 약속으로 시편이 끝난다. 영원까지.

다음 장 — 예루살렘의 문 안에 들어가다. 도성이 눈앞에 나타나다.



시편 122장 — 예루살렘의 문 안에

1 사람들이 내게 말할 때 기뻤다.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

2 우리 발이 예루살렘(Jerusalem)의 문 안에 서 있었다.

122편의 상황: 순례자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1절의 “기뻤다”는 과거 시제다 — 출발을 권유받던 그 순간의 기쁨을 회상한다. 이제 발이 실제로 성문 안에 서 있다. 기대와 도착이 한 편의 시에 담긴다. 다윗의 시편.



3 예루살렘이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성읍같이 함께 연결되어 세워졌도다.

4 거기에 지파들이 올라갔다. 야훼의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증거를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5 거기에 판결의 보좌들이 세워져 있었다. 다윗의 집의 보좌들이.



6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형통하기를.

7 네 성 안에 평화가 있고 네 궁중에 형통함이 있기를.”

8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내가 말하리라. “네 안에 평화가 있기를.”

9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게 좋은 것을 구하겠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 히브리어 유희가 있다. 예루살렘(יְרוּשָׁלַיִם)에는 ’샬롬(שָׁלוֹם — 평화)’이 내장되어 있다. 도시의 이름 자체가 평화를 품는다. 그러나 역사상 예루살렘은 평화보다 전쟁을 더 많이 보았다. 이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이 기도를 절박하게 만든다. 오늘도 이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장 —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시편 123장 —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1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바라봅니다.

2 종들의 눈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들의 눈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

이 비유가 뾰족하다.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음식을 기다리는 자세다. 고대 세계에서 종에게 먹을 것을 주는 손이 주인의 손이었다. 절박한 의존의 시선. 눈을 들어 신을 바라본다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이다.



3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크게 멸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4 우리 영혼이 안일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로 심히 가득 찼습니다.

이 시편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없다. 단지 “멸시”와 “조롱”이 있다. 특정 상황을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떤 압박 아래에 있든 이 시편이 울린다. “안일하게 사는 자들”과 “교만한 자들” — 억압자들이 편안히 누리는 동안 억눌린 자들이 조롱 속에 산다는 대비. 그 대비 안에서 시편 기자는 눈을 위로 든다.

다음 장 — 우리를 삼키려 했으나 살아서 빠져나왔다. 올가미가 끊어졌다.



시편 124장 — 올가미가 끊어졌다

1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

2 여호와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여 일어섰을 때,

3 그들이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다. 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 불타올랐을 때.

4 물결이 우리를 휩쓸었을 것이다. 시냇물이 우리 영혼을 넘쳤을 것이다.

5 넘쳐 흐르는 물들이 우리 영혼을 넘쳤을 것이다.

같은 상황을 세 번 — “삼켰을 것이다”, “휩쓸었을 것이다”, “넘쳤을 것이다” — 반복하며 강도를 높인다. 이 반복은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실감하는 방식이다. 위기가 지나간 뒤에야 그것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안다. 다윗의 시편.



6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가 우리를 그들의 이빨에 먹잇감으로 넘기지 않으셨다.

7 우리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가미에서 벗어난 것같이 건짐을 받았다. 올가미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8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새와 올가미의 비유 — 자유롭게 날던 새가 덫에 걸린다. 빠져나갈 힘이 없다. 그런데 올가미 자체가 끊어진다. 새는 자기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다. 기이한 구원 — 구원이 자기 능력에서 오지 않을 때의 언어다. 시편 121편의 마지막 절처럼, 이 시편도 도움의 근원을 하늘과 땅의 창조자에게서 찾는다.

다음 장 —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125장 — 시온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1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시온 산과 같다.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머문다.

2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주변에 계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루살렘의 지형이 신학이 된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원 도시다. 그 산들이 자연스러운 방어벽이 된다. 여호와의 보호가 그 산들처럼 백성을 에워싼다는 비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실제로 그 지형을 보며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다.



3 악인들의 홀이 의인들의 분깃 위에 머물지 않겠다. 의인들이 불의에 손을 내밀지 않도록.

4 여호와여, 선한 자들에게, 마음이 올바른 자들에게 선을 베푸소서.

5 그러나 자기의 굽은 길로 돌아서는 자들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들을 이끌고 가시리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마지막 절의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 순례 시편의 반복되는 결말 어구 중 하나다. 122편의 “예루살렘의 평화”가 메아리친다. 그러나 이 평화는 조건부다. 굽은 길로 돌아서는 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편이 낙관적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선명하다.

다음 장 — 포로가 꿈처럼 돌아왔다. 씨 뿌리며 울던 자가 단을 안고 돌아온다.



시편 126장 — 꿈처럼 돌아왔다

1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셨을 때 우리는 꿈꾸는 자들 같았다.

2 그 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 때에 민족들 가운데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3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기뻤도다.

“우리는 꿈꾸는 자들 같았다” — 너무 좋아서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흔히 읽는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 이후의 귀환. 그러나 귀환이 완전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뒤따르는 기도가 있다.



4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네겝(Negev)의 시냇물처럼 돌이켜 주소서.

네겝의 시냇물(와디) — 건기에는 바싹 말라 있다가 우기에 갑자기 물이 차오른다. 극적인 전환. “돌이켜 주소서”라는 기도는 아직 귀환이 완결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꿈 같은 첫 귀환이 있었지만, 전체 회복이 남아 있다. 부분적 성취 뒤에 더 큰 완성을 구하는 기도.



5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노래하며 거두리로다.

6 씨앗 주머니를 가지고 울며 나가는 자들이 단들을 가지고 기쁘게 돌아오리로다.

농경 이미지로 귀환과 부활을 표현한다. 봄에 씨를 뿌릴 때 — 겨울 양식을 땅에 묻는 행위다. 먹을 것을 심어야 한다. 그것이 손실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가을이 오면 거둔다. 눈물과 웃음, 나감과 돌아옴, 씨앗과 단이 쌍을 이룬다. 포로기의 눈물이 결국 귀환의 노래로 바뀐다는 약속이 이 농사 비유 안에 들어 있다. 요한복음 12:24의 밀알 비유가 이 이미지를 이어받는다.

다음 장 — 집이 세워지는 것도, 성읍이 지켜지는 것도 여호와가 아니시면 헛되다.



시편 127장 — 여호와가 세우지 않으시면

1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가 성읍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들이 깨어 있는 것이 헛되다.

2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로이 번 음식을 먹는 것이 헛되다. 그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솔로몬의 시편. “집을 세우다”는 성전 건축을 포함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여호와가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돌무더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수고로이 번 음식” — 히브리어는 ’고통의 떡(레헴 오차빔)’이다. 불안이 낳는 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밤새 일하는 인간의 초상이다. “잠을 주신다” — 신뢰하는 자는 잠들 수 있다. 잠이 신학적 행위가 된다.



3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이다.

4 젊을 때의 자녀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과 같다.

5 자기의 화살통을 그것들로 가득 채운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녀, 특히 아들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 생존 능력이기도 하고, 법정과 성문에서의 발언권이기도 했다.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할 때” — 성문은 법정이었다. 증인과 지지자가 많을수록 법적 분쟁에서 유리했다. 그러나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첫 선언이 먼저다. 소유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인식.

다음 장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의 집.



시편 128장 —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

1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

2 네가 네 손의 수고를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 네 아내는 네 집 안방에 있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고, 네 자녀들은 식탁 주위에 있는 올리브 나무 새 싹들과 같도다.

4 보라,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로다.

농경 이미지가 가족의 형상이 된다. 아내는 집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포도나무. 자녀들은 식탁 주위에 돋아나는 어린 올리브 나무들. 이 비유들이 정겹다 — 작은 집, 가득 찬 식탁, 포도나무 그늘.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네가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기를.

6 네가 자녀들의 자녀들을 보기를.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마지막 절의 확장 — 개인의 가정에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된다. 작은 집의 식탁에서 시작한 시편이 민족의 평화를 기도하며 끝난다.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는다. 가정의 복이 민족의 복과 연결된다.

다음 장 — 어릴 때부터 나를 박해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시편 129장 — 밭갈이 줄이 등 위에 길었으나

1 “그들이 내 어릴 때부터 많이 나를 박해했다” —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

2 “그들이 내 어릴 때부터 많이 나를 박해했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3 밭가는 자들이 내 등에 밭을 갈았다. 그 밭갈이 줄이 길었다.

4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악인들의 결박을 끊으셨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에 밭을 갈았다” — 채찍질을 농경 이미지로 표현한다. 등이 밭이고, 채찍이 쟁기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구체적인 묘사가 없다. 그러나 그 긴 고랑이 결국 끊겼다. 하나님이 채찍의 줄을 자르셨다.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 — 이집트 노예, 포로기, 로마 지배 — 가 이 은유 안에 압축된다.



5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나기를.

6 그들이 지붕 위의 풀과 같이 되기를. 뽑히기 전에 말라버리는.

7 거두는 자가 손을 채우지 못하고, 단 묶는 자가 팔을 채우지 못하는 풀처럼.

8 지나가는 자들이 말하지도 않기를.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지붕 위의 풀 — 고대 중동의 집들은 흙 지붕이었다. 비가 오면 잡초가 돋는다. 그러나 뿌리를 내릴 흙이 없어 금세 마른다.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 반대로 의로운 자는 씨를 뿌리고 거둔다. 박해자들이 지붕 풀처럼 헛되이 자라다 사라진다는 저주시다. 지나가는 자들의 축복 인사조차 받지 못한다 —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 공동체의 완전한 배제를 뜻했다.

다음 장 — 주여, 당신이 죄악을 기억하신다면 누가 서겠습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



시편 130장 — 깊은 곳에서

1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내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들을 기록하신다면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4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주께서 경외를 받으시리이다.

“깊은 곳(마아마킴 — מַמַּעֲמַקִּים)” — 깊은 물, 심연을 뜻하는 복수형이다. 침잠이 아니라 완전한 무기력, 출구 없는 곳을 가리킨다. 욥이 있던 자리. 예레미야가 웅덩이 속에 있던 자리. 거기서 부르짖는다. 이 시편은 기독교와 유대교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참회시 중 하나가 되었다. 라틴어로 “De Profundis(데 프로푼디스)”.

4절이 역설적이다. 용서가 있기 때문에 경외가 있다. 무한한 심판이 있다면 경외가 아니라 절망만 있을 것이다. 용서의 가능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한다.



5 나는 여호와를 기다렸다. 내 영혼이 기다렸다. 나는 그의 말씀을 바랐다.

6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기다렸다.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 이 표현이 두 번 반복된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새벽은 해방이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 잠들 수 없는 긴 밤이 있어야 아침의 간절함을 안다. 기다림의 강도가 이 반복에 담겨 있다.



7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께 인자하심이 있고 그에게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8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개인의 고백(1-6절)이 공동체의 희망(7-8절)으로 마무리된다. “풍성한 속량” — 히브리어 ’합페두트 하르베(הַרְבֵּה עִמּוֹ פְדוּת)’는 문자적으로 ’그에게 속량이 많다’는 뜻이다. 한두 번의 용서가 아니라 넘치는 속량. 이것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자가 기다리는 것이다.

다음 장 — 이유 없이 교만하지 않겠다. 젖 뗀 아이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다.



시편 131장 — 젖 뗀 아이처럼

1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것들이나 너무 놀라운 것들로 다니지 않습니다.

2 아니라, 나는 내 영혼을 잔잔하고 고요하게 했습니다.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처럼. 젖 뗀 아이처럼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3 이스라엘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이 시편은 성전 순례시 중 가장 짧은 편 중 하나다. 세 절. 다윗의 시편. 그러나 압축된 신학이 크다.

“젖 뗀 아이” — 젖을 먹는 아기는 배고프면 운다. 달라고 떼쓴다. 젖을 뗀 아이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을 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 무언가를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된 아이.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비유다. 요구하지 않고 안겨 있는 것. 기도가 청원을 넘어 동행이 될 때의 상태.

1절이 먼저 부정문으로 온다 — “교만하지 않습니다”, “높지 않습니다”. 겸손은 겸손을 선언함으로써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편이 자기 겸손을 자랑하는 역설에 빠지지 않는 것은 이어지는 2절 때문이다. 조용히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가 자기 겸손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다음 장 — 여호와여, 다윗이 했던 맹세를 기억하소서.



시편 132장 — 다윗의 맹세와 하나님의 맹세


다윗이 맹세하다

1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소서.

2 어떻게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고 야곱의 강하신 분께 서원했는지를.

3 “내가 내 집 천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않겠다.

4 내 눈에 잠을 주지 않겠다. 내 눈꺼풀에 졸음을 주지 않겠다.

5 내가 여호와를 위한 처소를 찾고, 야곱의 강하신 분을 위한 성막을 찾기까지.”

다윗이 성막을 위해 한 맹세 —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한 이야기가 배경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신다. 그럼에도 다윗의 간절함,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시편에 보존된다.



6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Ephrathah · ㉸ 에프라타)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가 그것을 야아르(Jaar)의 들에서 찾았다.

7 우리가 그의 성막으로 들어가겠다. 그의 발판 앞에서 경배하겠다.

8 여호와여, 일어나 주의 안식처로 오소서. 주와 주의 능력의 궤가.

9 주의 제사장들에게 의를 입히시고 주의 성도들이 기뻐 외치게 하소서.

10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지역의 다른 이름이다. 야아르의 들은 기럇여아림(Kiriath-jearim)으로, 언약궤가 오랫동안 머문 곳이다. 이 지명들은 언약궤의 이동 역사를 담는다. 순례자들이 이 역사를 노래하며 자신들의 순례 의미를 발견한다.





하나님이 맹세하다

11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그가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네 몸의 소생을 네 보좌에 앉히겠다.

12 만약 네 자손들이 내 언약과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도 영원히 네 보좌에 앉겠다.”

13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그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셨다.

14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안식처다. 내가 여기 거하겠다. 내가 원했기 때문이다.

15 내가 그 식량을 풍성히 복 주겠다. 그 가난한 자들을 빵으로 만족하게 하겠다.

16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겠다. 그 성도들이 크게 기뻐 노래하리라.

17 거기서 내가 다윗을 위해 뿔을 자라게 하겠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한 등불을 예비했다.

18 그의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입히겠다. 그에게는 그의 왕관이 빛날 것이다.”

다윗의 맹세(1-10절)에 하나님의 맹세(11-18절)가 응답한다. 인간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큰 언약으로 답하신다. “다윗을 위해 뿔을 자라게 하겠다” — 뿔은 권능의 상징이다. 이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신약은 예수에게서 완성된다고 읽는다(누가복음 1:69 “구원의 뿔을 우리를 위하여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다음 장 —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시편 133장 — 형제가 함께 사는 것

1 보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2 그것은 머리 위에 붓는 귀한 기름 같아서 수염,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3 헤르몬의 이슬 같아서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두 가지 이미지가 연합을 묘사한다. 첫 번째 — 대제사장 임직식에서 머리에 붓는 기름. 그것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기름이 넘쳐 흐른다. 두 번째 — 헤르몬 산의 이슬. 헤르몬은 이스라엘 북쪽 가장 높은 산으로 눈과 이슬로 덮인다. 그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 둘 다 풍성함, 넘침,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미지다. 연합은 흘러내리는 것이다.

다윗의 시편. 단 세 절이지만 이 시편이 오랫동안 공동체 예배와 수도원 전통에서 사랑받은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가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시편의 정신이 흐른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 신적 연합과 인간 공동체의 연합이 같은 형태를 가진다고 요한복음은 선언한다.

다음 장 — 성전 순례의 마지막 노래.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섬기는 자들이여, 찬양하라.



시편 134장 — 밤에 서 있는 자들이여

1 보라,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여,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2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3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기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성전 순례시의 마지막 편. 이 시편은 밤에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향한 짧은 권면이다. 모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을 보내는 마지막 노래처럼 들린다. 혹은 밤 예배를 마치는 제사장들의 노래로도 읽힌다.

손을 드는 것 — 고대 이스라엘의 기도 자세다. 손을 성소 방향으로 들어올린다. 기독교 전통에서 오란트(Orans) 자세라고 불린다. 이 자세 자체가 수납의 몸짓이다 — 받으려고 손을 펼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 이 표현이 121편과 124편에서도 나왔다. 순례시들이 공유하는 어구다. 소우주적 성전 찬양이 우주적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넓은 찬양이 나온다.

120편에서 시작한 15편의 순례가 끝난다. 거짓 혀 가운데서 시작하여 성전의 밤 찬양에서 마무리된다. 순례는 끝났다. 이제 대할렐루야 시편들이 시작된다.

다음 장 —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이 영원하다.



시편 135장 —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하다


찬양하라

1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2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집 뜰에 서 있는 자들아.

3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라.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4 여호와가 야곱을 자신을 위해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자기 보물로.

이 시편은 찬양 모음의 성격을 가진다. 이어지는 내용이 성경 여러 곳의 인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를 ‘카탈로그 시편’ 또는 ’역사 시편’이라 부른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적들을 목록처럼 열거하며 찬양한다.





창조와 역사

5 나는 안다. 여호와가 크시고, 우리 주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6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셨다.

7 그가 땅 끝에서 안개를 올리시고,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8 그가 이집트의 처음 난 것들을 사람에서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9 그가 이집트 한가운데서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내셨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10 그가 많은 나라들을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11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Sihon)과 바산의 왕 옥(Og)과 가나안(Canaan)의 모든 왕국들을.

12 그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이름이 영원하다

13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릅니다.

14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재판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우상의 무기력함

15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16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17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 아무 호흡도 없다.

18 그것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것들처럼 될 것이다.

115편의 우상 비판이 반복된다. 거의 동일한 표현이다. 반복이 우연이 아니다 — 이 묶음의 찬양들이 서로 응답하며 메아리치는 구조다. 성전 예배에서 교창(交唱)처럼 불렸을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찬양하라

19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20 레위의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21 시온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을.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이 동심원을 그린다. 이스라엘, 아론(제사장), 레위(성전 봉사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방인 포함 가능). 안에서 밖으로,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된다. 그리고 장소로 좁혀진다 — 시온, 예루살렘. 찬양이 가장 넓은 반경에서 가장 구체적인 장소로 귀환한다.

다음 장 —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36절 연도(連禱) 시편.




시편 136장 —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시편은 히브리 예배에서 ’대할렐(大 Hallel)’이라 불린다. 26절 모두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כִּי לְעוֹלָם חַסְדּוֹ)”라는 후렴구가 붙는다. 선창자가 앞 구절을 부르면 회중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로 응답하는 교창 형식이다. 유월절 식사의 일부로 지금도 불린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3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4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5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6 땅을 물들 위에 펼치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7 큰 빛들을 만드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8 낮을 다스리게 해를 만드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9 밤을 다스리게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0 이집트를 그들의 처음 난 것들 가운데 치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1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2 강한 손과 뻗은 팔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3 홍해를 나누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4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5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흔들어 떨어뜨리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6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7 큰 왕들을 치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8 강한 왕들을 죽이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19 아모리의 왕 시혼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0 바산의 왕 옥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1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2 그의 종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3 우리의 낮은 처지를 기억하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4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속하신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헤세드(חֶסֶד)” — 26번 반복되는 이 단어를 ‘인자하심’으로 옮기지만 한 단어로 포착하기 어렵다. 언약 안에서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영어로 ’steadfast love’, ‘lovingkindness’. 신학자 캐서린 도브(Katharine Doob Sakenfeld)는 “결핍한 자를 향한 구원 행동”으로 정의한다. 창조부터 출애굽, 광야, 정복, 현재 구원까지 — 이 사랑이 매 순간의 후렴구다. 역사의 모든 사건 뒤에 이 한 줄이 붙는다.

다음 장 —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시편 137장 — 바벨론 강가에서

1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가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그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들을 매달았도다.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 기쁨을 요구하기 때문이었다. “시온의 노래들 중 하나를 우리에게 노래하라.”

4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이 시편이 성경의 어떤 장면보다 포로기의 절망을 날것으로 전달한다. 수금들을 매달았다 — 연주를 포기했다는 뜻이다. 정복자들이 오락을 요구한다.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그 요구 자체가 굴욕이다. 성전 찬양이 식민지 오락이 될 때.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 이 질문이 포로기 신학의 핵심 위기다. 하나님은 땅에 묶인 분인가, 아닌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비전을 받는 것이 이 위기에 대한 답이다.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능력을 잃기를.

6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 위에 높이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기를.

음악가의 저주다. 오른손이 능력을 잃는 것, 혀가 붙는 것 — 연주와 노래를 영원히 잃는 것을 각오한다.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기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악기를 걸어두었으나, 예루살렘을 향한 기억의 노래는 멈추지 않는다.



7 여호와여, 에돔 자손들이 예루살렘의 날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헐어라, 헐어라, 그 기초까지.”

8 바벨론의 딸이여, 망해야 할 자여, 네가 우리에게 행한 것을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9 네 어린 것들을 잡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두 절이 시편 137편을 가장 불편한 시편으로 만든다. 아기를 바위에 내치는 것에 복이 있다는 선언. 많은 독자들이 이 구절에서 멈춘다. 편집하거나 삭제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절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도다 — 당위가 아니라 고통에서 나온 울부짖음이다. 역전을 원하는 절박한 감정의 언어.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시편의 정직함이다. 시편은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감정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느끼는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한 것 — 그들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쳤다(이사야 13:16). 피해자의 감정이 가해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신약은 원수 사랑을 가르친다. 그러나 신약도 시편 137편을 성경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두 진리가 모두 성경 안에 있다. 복수를 원하는 감정은 실재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과,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은 다르다.

다음 장 — 주께서 나를 살피셨나이다. 내가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38장 —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1 나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 나는 주의 성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3 내가 부르짖던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의 힘으로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신들 앞에서” — 이방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여호와께 찬양한다는 선언이다. 야훼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엄격한 유일신론의 언어보다 먼저, 다른 신들이 있는 세계 속에서 야훼를 택하는 실천적 유일신론이다. 다윗의 시편.



4 여호와여, 땅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5 그들이 여호와의 길들에 관하여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기 때문입니다.

6 여호와는 높으시나 낮은 자를 돌아보시며 교만한 자를 멀리서도 아십니다.

7 내가 환난 가운데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주의 손을 내 원수들의 진노를 향해 뻗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8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의 작품들을 저버리지 마소서.

마지막 절의 확신 —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마치실 것이라는 믿음. 빌립보서 1:6과 비슷한 확신이다(“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의 손의 작품” — 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다. 그 작품이 미완성인 채로 버려지지 않는다.

다음 장 — 주께서 나를 살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39장 — 주께서 나를 살피셨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1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2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찰하십니다.

3 주께서 내가 다니고 누울 것을 살피시며, 내 모든 길을 익히 아십니다.

4 내 혀에 말이 오르기 전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5 주께서 앞뒤로 나를 둘러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습니다.

6 이 지식이 내게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내가 그것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全知)와 전재(全在)에 관한 가장 친밀한 시다. 전지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 — 적어도 이 시편에서는 — 깊이 알려진 것의 경험이다. “살피시고 아셨다” — 히브리어 ’야다(יָדַע)’는 단순한 정보적 앎이 아니다. 친밀한 앎, 경험적 앎이다. 부부 사이의 앎에도 쓰이는 단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신다.





어디로 피하리이까

7 내가 주의 영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얼굴을 피하려면 어디로 도망치리이까?

8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자리를 깔아도 거기 계십니다.

9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10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11 내가 말한다 해도. “어둠이 나를 덮겠다.” 심지어 밤도 내 주위에서 빛이 됩니다.

12 주 앞에서는 어둠도 어둡지 않습니다. 밤이 낮처럼 밝습니다.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 아침의 빛살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미지다. 빛처럼 빠르게, 가장 먼 곳까지 도망쳐도 하나님의 손이 거기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감시의 이미지가 아니다 — “인도하시고”, “붙드실 것이다”는 보살핌의 언어다. 피할 수 없는 분이 동시에 붙드시는 분이다.





모태에서 알려지다

13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엮으셨습니다.

14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는 두렵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작품이 기이합니다. 내 영혼이 그것을 잘 압니다.

15 내가 은밀하게 만들어질 때, 땅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짜여질 때, 내 뼈들이 주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16 주의 눈이 내 형질을 보셨습니다. 내 모든 날들이 아직 하나도 없었을 때,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두렵고 놀랍게 만들어졌습니다(נוֹרָאוֹת נִפְלֵיתִי)” — 직역하면 “나는 두렵도록, 놀랍도록 만들어졌다”이다. 경이로움의 대상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인간 몸에 대한 경이. “땅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짜여질 때” — 땅이 창조 이전 원래 질료의 상징이다. 어머니의 자궁이 땅의 깊음처럼 표현된다.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

17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롭습니까. 그 합계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18 내가 그것들을 세려 해도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잠에서 깰 때, 나는 아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기도

19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죽이시기를. 피 흘리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20 그들이 주를 욕하면서 말하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입니다.

21 여호와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혐오하지 않겠습니까?

22 나는 그들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그들은 내 원수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가장 불편한 단락이다. 친밀한 신앙고백이 갑자기 적들을 향한 저주로 바뀐다. 이 전환이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 이것이 시편의 정직함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적들을 미워한다. 그 감정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 이 단락 없이 마지막 기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를 살펴보소서”

23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보사 내 마음을 아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을 아소서.

24 내게 혹시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과 끝이 응답한다. 시편은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다”(1절)로 시작하여 “나를 살펴보소서”(23절)로 끝난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이 자발적인 점검의 요청으로 이어진다. “나를 시험하사” —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의 언어다. 알려지기를 원하는 자의 기도. 마지막 소원은 간단하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음 장 — 환난의 날에 나를 건져 주소서. 폭력한 자들의 손에서.




시편 140장 — 폭력한 자들에게서 건져 주소서

1 여호와여,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2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한 일을 꾀하며 날마다 싸움을 위해 모입니다.

3 그들이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합니다.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13에서 이 3절을 인용한다 — 모든 인간의 죄성을 증명하는 구절 목록에서. 시편의 개인적 탄식이 보편적 죄의 진단으로 전용된다.



4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소서.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 넘어뜨리려 꾀했습니다.

5 교만한 자들이 나를 위해 올가미를 숨겼습니다. 그들이 내 길에 줄을 쳐 두었습니다. 길가에 그물을 놓았습니다.

6 나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7 여호와 주님이시여, 내 구원의 힘이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으셨습니다.



8 여호와여, 악인의 욕망을 들어주지 마소서. 그들의 악한 꾀를 이루어지게 하지 마소서. 그들이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9 나를 에워싼 자들의 머리로 그들 자신의 입술의 해악이 덮이게 하소서.

10 불타는 숯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불 속에, 깊은 구렁 속에 빠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11 험담하는 자가 땅에 세워지지 않게 하소서. 악하고 포악한 자들을 재빠르게 사냥하여 넘어지게 하소서.



12 나는 여호와께서 고통받는 자의 소송을, 가난한 자의 재판을 옹호하심을 압니다.

13 참으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거할 것입니다.

탄식이 확신으로 끝난다. 이것이 시편 탄식의 전형적인 구조다 — 고통에서 시작하여 신뢰로 착지한다. 하나님이 약한 자의 편이라는 것을 “안다”는 마지막 선언. 지식이 아직 경험되지 않았을 때에도, 믿음 안에서 먼저 안다고 말한다.

다음 장 — 내 기도가 분향같이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저녁 제사같이.



시편 141장 — 저녁 제사처럼

1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습니다. 서둘러 내게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2 내 기도가 주 앞에 분향처럼 세워지게 하소서.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처럼 되게 하소서.

분향 — 성전에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저녁 드리던 의식이다. 그 향연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올라간다. 제사가 없는 곳에서, 제단이 없는 곳에서,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가 된다. 포로기적 신학 — 성전 없이도 드릴 수 있는 예배. 요한계시록 5:8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황금 향로의 향이 된다.



3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

5 의인이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인자함입니다.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머리에 붓는 기름 같습니다. 내 머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들의 악에 대한 내 기도를 계속합니다.

“의인이 나를 치게 하소서” — 의인의 책망을 기꺼이 받겠다는 고백이다. 악인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의인의 꾸지람이 낫다. 진수성찬은 악인들이 제공하는 유혹이다. 입의 파수꾼 — 말의 위험성을 아는 자의 기도다.



6 그들의 통치자들이 바위 옆에서 내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달다고 들을 것입니다.

7 땅을 갈고 쪼개는 자처럼, 우리의 뼈들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습니다.

8 그러나 여호와 주님이여,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주께 내가 피합니다. 내 영혼을 쏟아버리지 마소서.

9 그들이 내게 놓은 올가미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나를 지키소서.

10 악인들이 그들 자신의 그물에 함께 빠지게 하소서. 나는 그것들을 지나 가겠습니다.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 시편 123편의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눈과 같다. 상황이 어두울수록 눈의 방향이 중요해진다. 어둠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기도다.

다음 장 — 내 편에 서는 자가 없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감옥에서 건져 주소서.



시편 142장 — 내 영혼의 감옥에서

표제: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의 마스길. 기도.

1 내가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가 소리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2 나는 그 앞에 내 원통함을 쏟아놓았다. 내 앞에 있는 고통을 그 앞에 말했다.

3 내 영이 내 안에서 쓰러졌을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서 그들이 내게 올가미를 감추었습니다.

4 오른편을 바라보라. 내 편에 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피처가 없어졌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른편을 바라보라” — 고대 법정에서 오른쪽에 증인이나 변호인이 섰다. 법적 위기에서 아무도 없다는 고백이다. 내 편이 아무도 없는 절대적 고독.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 속에 있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사무엘상 22장(아둘람 굴)이나 24장(엔게디 굴)의 상황.



5 나는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생명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십니다.”

6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심히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7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소서.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감옥” — 굴 속의 숨어있는 실제 상황이지만, 동시에 고립과 두려움의 내면적 상태다. 이 이중성이 시편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한다. 우울, 위기, 압박 가운데 있는 모든 이가 이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다.

마지막 절의 반전 — 지금은 아무도 내 편에 없지만, 구원을 받은 뒤에는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다. 고독에서 공동체로의 기대. 시편 기자는 지금의 고립을 미래의 공동체를 향한 기도로 마무리한다.

다음 장 — 종에게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 살아있는 자 중에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시편 143장 — 주의 종에게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

1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신실하심 안에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의 안에서.

2 주의 종에게 판결을 내리지 마소서. 살아있는 자 중에 주 앞에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2절 — 바울이 로마서 3:20과 갈라디아서 2:16에서 이 절을 인용하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논증을 편다. 시편의 탄식 기도가 신약 구원론의 기둥이 된다. “살아있는 자 중에 의로운 자가 없다” —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 그러므로 판결이 아니라 은혜를 구한다.



3 원수가 내 영혼을 박해하여 내 생명을 땅에 짓밟았습니다. 오래 죽은 자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 앉혔습니다.

4 내 영이 내 안에서 약해졌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황폐해졌습니다.

5 나는 옛날을 기억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들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6 내가 주께 손을 폈습니다. 내 영혼이 메마른 땅처럼 주를 갈망합니다.

“메마른 땅처럼 주를 갈망한다” — 시편 63편의 “물 없는 건조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와 같은 이미지다. 영적 갈증이 신체적 갈증의 언어로 표현된다. 극도의 건조함만이 물의 필요를 그렇게 절실하게 만든다.



7 여호와여, 서둘러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쇠했습니다. 내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8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들리게 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로 들기 때문입니다.

9 여호와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주께 내 자신을 숨겼습니다.

10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선하신 영이 나를 평탄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11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 주소서.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이끌어 내소서.

12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 기도의 근거가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다.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이스라엘의 성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자신의 공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하는 기도. 이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의 형태 중 하나다.

다음 장 —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 자녀들은 식물 같고 딸들은 궁전 기둥 같다.



시편 144장 — 사람이 무엇이관대

1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가 내 손에 싸우는 것을 가르치시고 내 손가락에 전쟁을 가르치십니다.

2 나의 인자하심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높은 망대이시요, 나를 구원하는 자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합니다.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3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4 사람은 허무와 같습니다.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시편 8:4의 경이로운 질문 “사람이 무엇이기에…”가 여기 다시 온다. 그러나 강조가 조금 다르다. 8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존귀함에 경이로워한다. 144편은 인간의 덧없음 — “허무”와 “지나가는 그림자” — 에 주목한다. 인간의 왜소함이 하나님의 관심을 더 기이하게 만든다. 다윗의 시편.



5 여호와여, 하늘을 기울이고 내려오소서. 산들을 만지면 연기가 나겠습니다.

6 번개를 쳐서 그들을 흩으소서.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소서.

7 위에서 주의 손을 내미소서. 큰 물에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8 그들의 입은 허망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9 하나님이여, 내가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겠습니다. 열 줄 비파로 주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0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의 종 다윗을 악한 칼에서 구속하시는 분.

11 이방인들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들의 입은 허망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복된 백성

12 우리의 아들들은 어린 때에 잘 자란 식물들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양식으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기를.

13 우리의 창고들은 가득하고, 이것저것을 제공하기를. 우리의 양들은 수천, 수만으로 들판에서 새끼를 낳기를.

14 우리의 소들은 짐을 잘 지기를. 침략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도 없기를. 우리 거리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없기를.

15 이런 것들을 가진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두 종류의 복이 한 편에 있다. 전반부(1-11절)는 왕이 전장에서 구원받는 복이다. 후반부(12-15절)는 평화로운 가정과 번영하는 들판이 있는 복이다. 두 번째 복의 마지막 줄 —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풍요 자체가 복의 근원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복의 배경이다.

다음 장 — 다윗의 마지막 알파벳 두운 시.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45장 — 여호와의 위대함을 찬양하리이다

표제: 다윗의 찬양. 히브리어 알파벳 두운시로, 마소라 본문에는 ‘נ(눈)’ 단락이 빠져 있다. 그러나 사해사본(쿰란 11QPs^a)이 누락된 절을 보존한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니 모든 말씀 안에서, 그의 모든 일들 안에서 은혜로우시다.” 두 본문 전통이 오늘도 공존한다.




א 알레프 — 나의 하나님, 나의 왕

1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2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ב 베트 — 크심을 찬양

3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받으실 분이시며,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ג 기멜 — 세대에서 세대로

4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 주의 행적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의 일들을 선포하리이다.



ד 달레트 — 영광의 찬란함

5 주의 영광의 찬란함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ה 헤 — 능력을 선포

6 그들이 주의 두려운 일들의 능력을 말하고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ו 바브 — 선함의 기억

7 그들이 주의 풍부한 선함의 기억을 내뱉으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ז 자인 — 은혜롭고 긍휼하시다

8 여호와는 은혜롭고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ח 헤트 — 모든 것에 선하시다

9 여호와는 모든 것에 선하시고, 그의 긍휼하심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ט 테트 — 주의 작품들이 찬양한다

10 여호와여, 주의 모든 작품들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합니다.



י 요드 — 나라의 영광

11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כ 카프 — 사람들에게 알리려

12 주의 능력의 일들과 주의 나라의 영광의 찬란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ל 라메드 — 영원한 나라

13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이릅니다.



사해사본이 보존한 ‘눈(נ)’ 절이 여기 온다: “여호와는 신실하시니 모든 말씀 안에서, 그의 모든 일들 안에서 은혜로우시다.” 마소라 본문에는 없다. 전통 유대 예배(아쉬레이)에서는 이 절이 포함된 형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ס 사메크 —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

14 여호와께서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붙드시고, 굽어진 모든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ע 아인 — 모든 것의 눈이 주를 바란다

15 모든 것의 눈이 주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십니다.

16 주께서 손을 펴시고 모든 살아있는 것의 욕구를 만족하게 채우십니다.



פ 페 — 의로우시다

17 여호와는 그의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며 그의 모든 일에서 인자하십니다.



צ 차데 —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18 여호와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ק 코프 — 경외하는 자를 이루신다

19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바람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ר 레쉬 — 사랑하는 자를 지키신다

20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며, 모든 악인들을 멸하십니다.



ש 쉰 — 찬양을 선포하리라

21 내 입이 여호와의 찬양을 말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시편 145편은 시편 5권의 마지막 다윗 시편이다. 알파벳으로 시작하여 알파벳으로 끝낸다는 것은 —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 찬양을 드린다는 뜻이다. 언어의 총동원. 이어지는 146-150편의 할렐루야 시편들이 이 찬양을 이어받아 시편 전체를 마무리한다.

8절 — “여호와는 은혜롭고 긍휼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4:6의 자기 계시 언어다. 이 구절이 시편 전체에서 반복된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한 말을 사람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한다.

다음 장 —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야곱의 하나님이 복이 있도다.




시편 146장 —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할렐루야.

1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내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구원이 없는 인간을.

4 그의 호흡이 나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 날에 그의 계획들이 사라진다.

146-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다섯 할렐루야 시편이다. 각 시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난다. 시편 전체가 이 다섯 찬양으로 마무리된다. 1-2편의 복 있는 자로 시작하여 150편의 총체적 찬양으로 끝난다. 시편의 궤적은 토라 순종에서 순수한 찬양으로 흘러간다.

귀인(왕자, 통치자)에 대한 경고 — 제아무리 강한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 흙이 된다. 그 날 그의 계획은 사라진다. 히브리어 ‘아보두 에쉬토노타브(אָבְדוּ עַשְׁתֹּנֹתָיו)’ — “그의 생각들이 멸한다.” 인간의 권력과 계획의 한시성을 직설적으로 말한다.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영원히 신실하심을 지키시는 분,

7 압박받는 자를 위해 판결하시는 분,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8 여호와는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신다. 여호와는 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신다.

9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지키시고,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10 여호와가 영원히 통치하신다. 시온이여, 네 하나님이 모든 세대에.

할렐루야.

6-9절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의 목록이다: 창조, 신실함, 공정한 재판, 먹임, 해방, 눈 뜨게 함, 일으켜 세움, 나그네 보호, 고아와 과부 돌봄. 이 목록이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을 연상시킨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마태 11:5). 시편 146편이 메시아의 표적 목록을 미리 그렸다.

다음 장 —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포로를 자유케 하신다.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도 들으신다.



시편 147장 —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분

할렐루야.

1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찬양이 아름답고 즐겁기 때문이다.

2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3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4 그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모두 이름으로 부르신다.

3절과 4절이 나란히 놓인다. 한 절에서는 상한 마음, 다음 절에서는 별들. 이 병렬이 의도적이다. 우주 전체를 셀 수 있을 만큼 광대한 분이 동시에 상한 마음 하나하나를 싸맨다. 광대함과 친밀함이 같은 분 안에 있다.



5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시며, 그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다.

6 여호와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바닥에 내던지신다.

7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라. 수금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8 그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9 그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부르짖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 — 욥기 38:41에도 같은 이미지가 나온다.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다. 그 새끼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제의적 부정함이 하나님의 관심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부르짖는” — 이것은 기도의 언어다. 새끼 까마귀도 기도한다고 시편은 말한다.



10 그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11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10-11절의 대비 — 군사력(말, 다리)이 아니라 경외함과 신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시편 33:17 “말은 구원을 줄 수 없으며, 그 큰 힘으로도 건질 수 없다”가 메아리친다.



12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온이여,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

13 그가 네 문빗장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네 안에 있는 자녀들을 복주셨기 때문이다.

14 그가 네 경계 안에 평화를 두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신다.

15 그가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빠르게 달려간다.

16 그가 눈을 양털처럼 주시고, 서리를 재처럼 흩으신다.

17 그가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던지신다.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서겠는가?

18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면 그것들이 녹는다. 그가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물이 흐른다.

19 그가 야곱에게 그의 말씀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율례와 판단들을 알리셨다.

20 그가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그의 판단들을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절 — 이 시편의 찬양이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특별한 구별이다. 보편적 창조자(별들, 비, 짐승들)가 동시에 특별한 계시의 하나님(율례, 판단들)이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같은 하나님 안에 있다.

다음 장 — 온 땅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깊음들과 불과 우박이.



시편 148장 — 온 창조물이 찬양하라

할렐루야.

1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2 그의 모든 천사들아,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를 찬양하라.

3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4 하늘의 하늘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5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가 명하시니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6 그가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다. 그가 규례를 두어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



7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바다 괴물들아, 모든 깊음들아.

8 불과 우박, 눈과 안개, 그의 말씀을 행하는 폭풍 바람.

9 산들과 모든 언덕들,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들.

10 짐승들과 모든 가축들, 기는 것들과 나는 새들.

11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귀인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12 청년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13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의 이름만이 홀로 높기 때문이다.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14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의 모든 성도들의 찬양, 그에게 가까운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의 찬양.

할렐루야.



이 시편의 구조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를 역으로 따른다. 창세기는 무질서에서 창조로 내려간다. 시편 148편은 하늘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자연에서 인간으로, 인간 중 모든 계층으로 내려온다. 찬양의 소환이 창조의 역순이다.

7절의 “큰 바다 괴물들(תַּנִּינִים)” — 리워야단처럼 혼돈의 상징이었던 존재들. 그 괴물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소환된다. 찬양에서 제외되는 피조물이 없다. 혼돈조차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이다.

“그의 이름만이 홀로 높다” — 이 시편에서 찬양하라는 촉구를 받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천사들, 해와 달, 별들, 하늘, 물, 바다 괴물들, 불, 눈, 바람, 산, 나무, 짐승, 새, 왕, 백성, 청년, 노인, 아이들. 그 모두가 찬양할 때, 그 모두 위에 홀로 높은 분이 있다.

다음 장 —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들이 영광으로 기뻐하리로다.



시편 149장 —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1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라. 성도들의 총회에서 그를 찬양하라.

2 이스라엘이 자신을 만드신 분 안에서 기뻐하게 하라. 시온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왕 안에서 기뻐하게 하라.

3 그들이 그의 이름을 춤으로 찬양하게 하라.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노래하게 하라.

4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그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새 노래” — 시편 33, 96, 98, 144편에서도 나오는 표현이다. 새 노래는 최신 유행의 노래가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행동에 응답하는 노래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마다 새 노래가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5:9에서 하늘의 노래가 “새 노래”다 — 어린 양이 이기셨기 때문이다.



5 성도들이 영광 안에서 기뻐하게 하라. 그들의 잠자리 위에서 기뻐 노래하게 하라.

6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그들의 입 안에 있게 하라. 양날 검이 그들의 손에 있게 하라.

7 나라들에게 복수를 행하려고, 민족들에게 형벌을 주려고,

8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묶으려고, 그들의 귀인들을 쇠고랑으로 묶으려고,

9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집행하려고. 이것이 그의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후반부(6-9절)가 불편하다. 찬양이 전쟁 이미지와 함께 온다. 칼을 들고 민족들을 심판한다는 내용. 이것은 어떤 지리적 전쟁의 명령이 아니다 — 시편 전체가 히브리 예배의 맥락에서 읽혀야 한다.

“기록된 판결을 집행한다” —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결국 실현된다는 신앙이다. 성도들이 그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언어이기도 하다(20:4). 이 시편의 “검”이 에베소서 6:17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된다. 문자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으로의 전환이 신약에서 이루어진다.

“잠자리 위에서 기뻐 노래하게 하라” — 이 이미지가 아름답다. 밤에, 침상에 누워서도 찬양이 계속된다. 어둠과 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음 장 —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시편 전체의 마지막 송영.



시편 150장 —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1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2 그의 능력의 일들로 인해 그를 찬양하라. 그의 탁월한 위대함에 따라 그를 찬양하라.



3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4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하라. 현악기와 피리로 그를 찬양하라.

5 울리는 심벌즈로 그를 찬양하라. 크게 울리는 심벌즈로 그를 찬양하라.



6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송영이다. 13절뿐이다. 그러나 이 짧음이 결론의 무게를 줄이지 않는다.

구조를 보라. “어디서” — 성소와 궁창(하늘과 땅 전체). “왜” — 그의 능력과 위대함. “어떻게” — 모든 악기. 마지막으로 “누가” — 호흡이 있는 모든 것.

악기 목록: 나팔(쇼파르), 비파(네벨), 수금(킨노르), 소고(토프), 현악기(민님), 피리(우가브), 심벌즈(첼첼림) 두 종류. 고대 이스라엘의 악단이 총동원된다. 소리가 쌓인다. 마지막 심벌즈가 울리고, 그 위에 한 줄이 덮인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시편은 1편에서 시작했다.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두 길 앞에 선 사람. 그 사람이 150편의 마지막까지 왔다. 율법의 길을 걸어, 탄식을 드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를 드리고, 마침내 — 찬양으로 끝난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테힐림(תְּהִלִּים — 찬양들)’이다. 시편은 찬양이다. 그러나 탄식 없는 찬양이 아니다. 탄식을 통과한 찬양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 — 성별이 없다. 종족이 없다. 나이가 없다.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다. 숨을 쉬는 것이면 된다. 이것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다. 존재 자체가 찬양의 이유다.

시편은 끝난다. 그러나 찬양은 끝나지 않는다. 호흡이 있는 한.


[image: 잠언 표지]







잠언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 일상의 신학.




잠언 조망

잠언은 솔로몬과 후대 현자들의 짧은 격언 모음이다. 1-9장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긴 권면, 10-29장은 짧은 두 행 격언의 폭포, 30장은 아굴,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말과 ‘현숙한 여인’ 시. 추상 신학이 아니라 일상의 결단을 위한 지혜.


1부 · 지혜의 권면 (1~9장)

아들아, 들으라 — 긴 권면



2부 · 솔로몬의 잠언 (10~29장)

두 행 격언의 폭포



3부 · 아굴과 르무엘 (30~31장)

마지막 두 부록, 현숙한 여인




잠언 1장 — 거리에서 외치는 지혜


책의 첫 말

1 솔로몬(Solomon · ㉸ 살로몬)의 잠언이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2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 함이요,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며,

3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삶으로 인도하는 훈계를 받게 하려 함이며,

4 어리석은 자에게는 분별력을,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지혜를 주려 함이다.

5 지혜로운 자도 듣고 더 배울 것이며, 명철한 자도 지도를 얻을 것이다.

6 잠언과 비유, 지혜자의 말씀과 그 수수께끼를 깨달으리라.

히브리어 ’마샬(מָשָׁל)’은 단순히 ’잠언’으로 옮기기 어렵다. 비유, 격언, 수수께끼, 교훈시를 아우르는 말이다. 고대 근동에서 지혜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 전체를 가리켰다. 이 책의 제목이자 장르명이 동시에 첫 절을 열고 있다.





지식의 시작

7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업신여긴다.

이 한 절이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다. 14:27, 15:33, 16:6 등에 반복된다. ’경외함(יִרְאַת — 이르앗)’은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경이로움이고 헌신이다. 단순한 공포와 다르다. 이 경외함이 모든 앎의 출발점이라고 이 책은 선언한다.





아버지의 첫 권면

8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9 이것이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며, 네 목의 금 사슬이다.

10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하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11 그들이 말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가자. 피를 흘리자.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숨어 기다리자.

12 스올처럼 그들을 산 채로 삼키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13 온갖 귀한 재물을 얻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14 우리와 함께 제비를 던지자. 우리 모두 함께 주머니를 하나로 하자.”

15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네 발을 그 길에서 돌리라.

16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리고, 피를 흘리려고 서두른다.

17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거늘,

18 그들은 자기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린다.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도사린다.

19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의 길이 다 이러하다. 그 이익이 그것을 취한 자의 목숨을 빼앗는다.

1장에서 제시된 ‘두 길’ 모티프 — 아버지의 길과 죄인의 길,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 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한다. 시편 1편의 두 길, 신명기의 복과 저주,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의 좁은 길과 넓은 길까지 이어지는 오랜 문학 전통의 뿌리다.





거리에서 외치는 지혜

20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21 시끄러운 거리 모퉁이에서 부르며,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22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비웃기를 즐기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23 내 꾸지람에 돌아서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겠다. 내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25 오히려 너희는 내 모든 가르침을 무시하고, 내 꾸지람을 받지 않았다.

26 그러므로 나도 너희 재앙에 웃을 것이며, 너희 공포가 올 때 비웃겠다.

27 너희 공포가 폭풍처럼 밀려오고, 너희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쳐올 때,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닥칠 때.

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부지런히 찾겠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지 않았으며,

30 내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내 모든 꾸지람을 비웃었기 때문이다.

31 그러므로 자기 길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32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반역으로 죽고, 어리석은 자들의 안일함이 그들을 멸망시킨다.

33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자는 안전하게 살며, 아무런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쉴 것이다.”

지혜가 의인화된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은 잠언 1~9장의 두드러진 문학적 특징이다. 히브리어에서 ’지혜(חָכְמָה — 호크마)’는 여성 명사다. 여기서 그녀는 조용한 학자가 아니다. 거리와 광장과 성문에서 목청을 높인다. 시장 한복판, 가장 공공적인 공간에서 외친다. 8장에서 이 이미지는 절정에 이른다.



다음 장 —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한다. 지혜를 보화처럼 파라.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잠언 2장 — 보화처럼 파라


지혜를 찾는 자에게

1 내 아들아,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계명을 네 안에 쌓아두어,

2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마음을 향하여,

3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4 그것을 은처럼 찾고 숨겨진 보화처럼 파면,

5 그 때에야 여호와를 경외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2장은 1장의 질문에 답한다.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은을 캐듯, 보화를 찾듯, 찾고 파야 한다. ’ㄷ형 조건문’으로 구성된 이 단락 — “만약 네가 ···하면, 그러면 ···를 알게 된다” — 은 지혜 전통의 고전적 교육법이다. 이집트의 지혜 문학, 메소포타미아의 교훈시에도 동일한 형식이 있다.





여호와가 지혜를 주신다

6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쌓아 두시고,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8 정의의 길을 지키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9 그 때에 네가 의와 공평과 정직, 즉 온갖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10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네 영혼에 달콤할 것이다.

11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두 가지 위험에서 건지심

12 이것이 너를 악한 길에서, 사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서 건질 것이다.

13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걸으며,

14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사악한 것을 뒤집어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15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자기 행위에 거짓이 있다.

16 또한 이것이 너를 음녀에게서, 말이 부드러운 낯선 여인에게서 건질 것이다.

17 그녀는 젊은 날의 짝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18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들의 곳으로 내려간다.

19 그녀에게 간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다시 밟지 못한다.

5장과 7장에서 더 자세히 펼쳐지는 ‘음녀’ 경고가 2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글자 그대로의 경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는 이방 신들의 유혹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다.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표현은 그 두 의미가 겹치는 지점이다.





땅을 차지하는 자들

20 그러므로 네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걷고, 의로운 자들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21 곧고 완전한 자들은 땅에 거할 것이며, 선한 자들은 땅에 남을 것이다.

22 그러나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반역하는 자들은 땅에서 뽑힐 것이다.

’땅을 차지함’은 신명기의 약속 언어다. 잠언은 그 언어를 지혜 전통 안으로 끌어들인다 — 땅의 약속이 이제 지혜와 의로움에 연결된다. 땅을 차지하느냐 잃느냐의 기준이, 군사적 승리나 민족적 정체성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다.



다음 장 — 아버지의 권면이 계속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잠언 3장 —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잊지 마라

1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마라. 내 계명을 마음에 지켜라.

2 그리하면 장수와 생명의 해와 평강이 네게 더할 것이다.

3 인자와 진실이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판에 새겨라.

4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함을 얻을 것이다.





마음을 다하여

5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 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네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7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8 그것이 네 몸에 치료가 되고, 네 뼈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3:5~6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절이다. 짧고 단단한 두 명령 — “신뢰하라”와 “의지하지 마라” — 이 서로를 정의한다. 네 명철이 아니라 여호와를. 그 긴장이 잠언의 핵심이다.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의 원천이 인간의 이성이 아님을 알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통이 새 포도주로 넘칠 것이다.

11 내 아들아, 여호와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12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꾸짖으심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대함과 같다.

11~12절이 히브리서 12:5~6에 인용된다. 고난이 징계라는 신학적 해석의 뿌리다. 그러나 욥기는 이 공식에 정면으로 도전한다. 두 책이 같은 정경 안에 있다는 것이 히브리 지혜 전통의 솔직함이다.





지혜의 가치

13 지혜를 얻은 사람이 복되고, 명철을 얻은 사람이 복되다.

14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수익이 금보다 나으며,

15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고, 네가 바라는 어떤 것도 지혜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16 오른손에는 장수가, 왼손에는 부와 영예가 있다.

17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은 평강이다.

18 지혜는 그것을 잡는 자에게 생명 나무요, 붙잡는 자는 복되다.

19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굳히셨으며,

20 그의 지식으로 깊은 물들이 갈라지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렸다.

19~20절에서 지혜는 창조의 도구로 등장한다. 8장의 지혜 자신의 노래와 연결된다. 창조와 지혜의 연결은 고대 이집트의 마아트(Ma’at — 우주 질서, 진리, 정의의 여신) 개념과 공명한다.





이웃을 대하는 법

21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사려분별을 지켜라. 그것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22 그것이 네 영혼에 생명이 되고, 네 목에 아름다움이 될 것이다.

23 그러면 네 길을 안전하게 걸을 것이며, 네 발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24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우면 달콤하게 잘 것이다.

25 갑작스런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마라. 악인에게 닥치는 폭풍도 두려워하지 마라.

26 여호와가 네 확신이 되시고, 네 발이 걸리지 않게 지키실 것이다.

27 선을 베풀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받아야 할 자에게 미루지 마라.

28 이웃에게 “갔다가 돌아와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마라. 지금 네게 있는데.

29 이웃이 네 곁에서 믿고 살 때 그를 해치려 꾀하지 마라.

30 이유 없이 사람과 다투지 마라. 그가 네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31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길도 따르지 마라.

32 비뚤어진 자는 여호와께 역겹고, 곧은 자를 그가 가까이하신다.

33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거처에는 복이 있다.

34 비웃는 자들을 그는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고, 어리석은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3:34가 신약에 두 번 인용된다 — 야고보서 4:6과 베드로전서 5:5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형태로. 잠언의 한 절이 초대 교회 공동체 윤리의 핵심 근거가 됐다.



다음 장 — 아버지의 권면은 이제 단 하나로 좁혀진다. “마음을 지켜라.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




잠언 4장 — 마음을 지켜라


아버지도 아들이었다

1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명철을 얻으려고 귀를 기울여라.

2 내가 좋은 교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3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 눈에는 어리고 귀한 외아들이었다.

4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말씀하셨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

5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얻어라. 잊지 마라, 내 말에서 떠나지 마라.

6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7 지혜가 으뜸이다. 지혜를 얻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어라.

8 지혜를 높이 여기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껴안으면 지혜가 너를 영예롭게 할 것이다.

9 지혜가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찬란한 면류관을 줄 것이다.”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학 기법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이 또 그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밝힌다. 지혜가 세대를 건너 전해진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버지를 통해 아들에게 닿는다. 이 ’교육의 사슬’은 잠언 전체 형성의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다 — 왕실 학교에서 세대가 바뀌어도 이어진 가르침의 전통.





두 길을 걸어라

10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라. 그러면 네 사는 해가 길어질 것이다.

11 내가 지혜의 길을 가르쳤고, 바른 길로 이끌었다.

12 걸을 때 네 발걸음이 막히지 않을 것이며, 달릴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13 훈계를 굳게 잡아라. 놓지 마라. 지켜라. 그것이 네 생명이다.

14 악인의 길에 들어가지 마라. 악한 자들의 길로 걷지 마라.

15 그것을 피하라. 그리로 지나가지 마라. 그 길에서 돌이키고 지나쳐 가라.

16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17 그들의 양식은 악의 빵이고, 그들의 음료는 폭력의 포도주다.

18 의로운 자의 길은 새벽빛 같아서, 대낮이 될 때까지 점점 밝아진다.

19 악인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다.

18절의 이미지는 잠언의 시적 절정 중 하나다. 의인의 길이 아침 여명처럼 점점 밝아진다는 것 —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을 묘사한다. 의로움은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을 향해 걷는 여정이다.





마음을 지켜라

20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향하라.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속에 지켜라.

22 그것이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며, 온몸에 치료가 된다.

23 모든 지킴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샘이 거기서 나온다.

24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입술을 멀리하라.

25 눈은 앞을 바라보고, 눈꺼풀은 곧장 네 앞을 향하게 하라.

26 네 발이 가는 길을 평탄히 하고, 네 모든 길을 바르게 하라.

27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악에서 네 발을 멀리하라.

4:23 — “모든 지킴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히브리어 ’레브(לֵב)’는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지하는 자리다. 인격 전체의 중심이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향해 기울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다음 장 — 아버지의 권면은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다. 그러나 그 결말은 쑥처럼 쓰다.




잠언 5장 — 꿀 같은 입술, 쑥 같은 끝


음녀의 달콤함

1 내 아들아, 내 지혜에 귀를 기울여라. 내 명철에 귀를 향하라.

2 네가 분별력을 지키고, 네 입술이 지식을 간직하게 하려 함이다.

3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그 입은 기름보다 부드럽지만,

4 그 끝은 쑥처럼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5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발걸음은 스올로 향한다.

6 그녀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의 길은 흔들리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잠언의 ‘음녀’ 경고는 두 겹이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의 경고 — 간음과 성적 일탈이 가져오는 사회적·신체적 파멸. 다른 하나는 알레고리적 독해 — 이스라엘을 바알과 이방 신들에게 끌어들이는 유혹. 두 독해가 겹친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배교가 음행으로 묘사되는 전통과 같은 맥락이다.





멀리하라

7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마라.

8 네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

9 그렇지 않으면 네 영예를 남들에게, 네 세월을 잔인한 자에게 줄 것이다.

10 낯선 자들이 네 힘으로 배부르고, 네 수고의 결실이 남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11 마지막에 가서 네 몸과 살이 다 소모될 때, 신음하게 될 것이다.

12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였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어찌 저버렸던고?

13 내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구나.

14 나는 거의 모든 악에 빠져들었다. 모인 회중 가운데서 망신당했다.”





네 샘에서 마셔라

15 네 웅덩이의 물을 마셔라. 네 우물의 흐르는 물을.

16 어찌 네 샘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며, 물줄기가 거리로 흐르겠느냐?

17 그것이 너만의 것이 되게 하라. 낯선 자들이 함께 누리지 못하게 하라.

18 네 샘이 복되게 하라. 네 젊은 날의 아내와 함께 기뻐하라.

19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 그녀의 가슴이 항상 너를 만족하게 하고, 그녀의 사랑에 언제나 취하라.

20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낯선 여인에게 취하겠느냐? 어찌하여 남의 여인의 품을 껴안겠느냐?

15~19절의 이미지는 잠언에서 드문 아름다운 장면이다. ‘웅덩이’, ‘샘’, ’흐르는 물’의 비유는 결혼 안에서의 성적 사랑에 대한 긍정이다. 아가서(Song of Songs)의 언어와 같은 뿌리를 가진 표현들이다. 잠언은 성을 부정적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바른 자리에 있을 때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린다.





여호와가 보신다

21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그는 사람의 모든 길을 지켜보신다.

22 악인은 자기 죄악에 붙잡히고, 자기 죄의 줄에 얽혀 있다.

23 그는 훈계가 없어서 죽을 것이요, 어리석음이 커서 방황하게 된다.

21절의 ’여호와가 보신다’는 선언이 이 장의 모든 권면에 무게를 더한다. 숨겨진 것이 없다. 비밀이 없다. 어두운 방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그 앞에 있다. 이것이 두려움의 신학이기도 하고, 동시에 위로의 신학이기도 하다 — 외롭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도, 그 앞에 있다.



다음 장 — 지혜는 더 넓은 삶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빚 보증의 위험, 개미에게 배우는 부지런함,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잠언 6장 —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빚 보증의 올무

1 내 아들아, 네가 이웃을 위해 보증을 서고, 낯선 자를 위해 손을 잡고 약속했다면,

2 네 입의 말에 걸리고, 네 입의 말에 붙잡힌 것이다.

3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 스스로를 건져라. 네가 이웃의 손에 들어갔으니. 가서 그에게 애원하고 간청하라.

4 눈에 잠을 주지 마라. 눈꺼풀에 졸음을 주지 마라.

5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스스로를 건져라.

고대 사회에서 보증은 인격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행위였다.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노예로 팔릴 수도 있었다. 잠언이 반복적으로 경고하는 이유다(11:15, 17:18, 22:26). 친절이 올무가 된다는 현실적 지혜.





개미에게 가라

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라. 개미의 길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7 개미는 지휘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다스리는 자도 없지만,

8 여름에 양식을 예비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은다.

9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겠느냐?

10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팔을 모으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11 그러면 가난이 강도처럼 오고, 궁핍이 무장한 자처럼 올 것이다.

개미에 대한 관찰이 신학의 언어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지시하는 자 없이도 움직이는 개미 — 이 짧은 자연 관찰이 27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읽힌다. 잠언의 지혜는 강가에 앉아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흙 위에서 일하는 피조물을 관찰하는 것에서 온다.





악한 자의 초상

12 불량한 자, 악한 자는 굽은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13 눈짓으로, 발로 신호를 보내고,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14 그 마음에 비뚤어짐이 있어서 늘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킨다.

15 그러므로 재앙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섯 가지, 아니 일곱 가지가 있다.

17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18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19 거짓을 내뱉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

“여섯 가지, 아니 일곱 가지” — 히브리 시에서 ’숫자 점층법(x, x+1)’은 목록이 완전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시 형식이다. 여섯 개를 열거하다가 일곱 번째에서 절정에 이른다. 7번째 항목 — “형제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 — 이 공동체 파괴의 죄를 마지막에 놓는다.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관계의 파괴를 더 무겁게 본다.





음녀로 돌아오는 경고

20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 네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마라.

21 그것들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어라.

22 네가 다닐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잘 때 너를 지키며, 깰 때 너와 말할 것이다.

23 이는 계명이 등이요, 가르침이 빛이며, 훈계의 꾸지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24 이것이 너를 악한 여인에게서, 낯선 여인의 부드러운 혀에서 지킬 것이다.

25 마음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마라. 그녀의 눈꺼풀에 사로잡히지 마라.

26 음녀로 인해 떡 한 덩이까지 가난해지며, 유부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27 사람이 품에 불을 안을 수 있겠느냐? 옷이 타지 않고서?

28 사람이 숯불 위를 걸을 수 있겠느냐? 발이 타지 않고서?

29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도 그러하다. 그 여인을 접촉하는 자는 아무도 벌을 피하지 못한다.

30 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는 자를 사람들이 그래도 업신여기지는 않지만,

31 들키면 일곱 배로 물어야 하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주어야 한다.

32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다. 그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다.

33 상처와 수치를 당하고, 그의 치욕이 지워지지 않는다.

34 남편의 질투심이 그를 불타게 하고, 복수의 날에 그가 인정을 베풀지 않는다.

35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주어도 귀히 여기지 않는다.



다음 장 — 아버지가 창문 밖을 내다보며 목격한다. 어리석은 청년이 그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잠언 7장 — 어리석은 청년의 발걸음


지혜를 누이라 부르라

1 내 아들아,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라.

2 내 계명을 지켜 살아라. 내 가르침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3 그것을 손가락에 묶어라. 네 마음의 판에 새겨라.

4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다”라고 하고,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다”라고 불러라.

5 이것이 너를 음녀에게서, 부드러운 말을 하는 낯선 여인에게서 지킬 것이다.

지혜를 ’누이’라 부르는 것 — 히브리 문화에서 누이는 가장 가까운 여성 친족이다. 지혜가 이미 내 가족이면, 낯선 여인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소속감이 유혹에 대한 방어가 된다.





창문 너머로 본 것

6 내 집 창문으로, 창살 너머로 내가 내다보았는데,

7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지각 없는 한 청년을 보았다.

8 그가 그 여인의 집 모퉁이를 지나 그 집 쪽으로 걸어갔다.

9 황혼이었다. 날이 저물고, 밤의 어둠과 캄캄함이 짙어지는 시간.

10 그 때 그 여인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음녀의 차림에 마음이 간사한 자.

11 그녀는 떠들썩하고 반항적이며,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 여인이다.

12 때로는 거리에, 때로는 광장에, 모퉁이마다 숨어 기다린다.

13 그녀가 그를 붙잡아 입을 맞추고,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한다.

14 “화목제를 드려야 했는데, 오늘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았어요.

15 그래서 당신을 만나러 나왔고, 당신을 찾다가 이렇게 만났네요.

16 내 침상에 이불을 폈어요. 이집트 무늬 천으로.

17 몰약과 침향과 계피로 내 잠자리에 향기를 뿌렸어요.

18 어서 오세요, 아침까지 사랑에 취해 봐요. 서로의 사랑을 즐겨요.

19 남편은 집에 없어요. 먼 길을 떠났거든요.

20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는데, 보름이나 지나야 집에 올 거예요.”

21 그녀가 많은 말로 그를 꾀어냈다. 부드러운 입술로 그를 끌어당겼다.

22 그는 바로 그녀를 따라갔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발에 고랑이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자처럼.

23 화살이 간을 꿰뚫을 때까지. 새가 덫으로 날아드는 것처럼. 그것이 자기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을 모르고.

7장의 장면 묘사는 구약 산문 중 가장 영화적인 것 중 하나다. 창문 밖에서 관찰하는 아버지의 시선, 황혼의 분위기, 여인의 대화 방식. “화목제를 드렸다”는 말은 교묘하다 —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가 집에 가득하다는 뜻이다. 종교적인 의식을 유혹의 빌미로 사용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

24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25 네 마음이 그녀의 길로 치우치지 마라. 그녀의 길로 빠져들지 마라.

26 그녀가 쓰러뜨린 자가 많고, 그녀에게 죽임 당한 자가 강하다.

27 그녀의 집은 스올로 가는 길이요, 죽음의 방들로 내려간다.

다섯 장(1~7장)에 걸친 아버지의 긴 권면이 여기서 마무리된다. 음녀의 집 앞에서 끝났다. 7장이 하강의 절정이라면, 8장은 반전이다. 다른 여인이 등장한다 — 이번엔 지혜 자신이 나선다.



다음 장 — 지혜가 스스로 말한다. 높은 곳에서, 성문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그녀는 말한다. 나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




잠언 8장 — 태초에 나는 있었다


지혜가 나선다

1 지혜가 외치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2 길가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그녀가 서 있다.

3 성문 어귀에서, 성문 통로에서 그녀가 부른다.

4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 목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향한다.

5 어리석은 자들아, 분별력을 배워라. 지각 없는 자들아, 마음을 가져라.

6 들어라. 내가 고상한 것들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열리면 바른 것들이 나온다.

7 내 입은 진실을 말하고, 내 입술은 악함을 싫어한다.

8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롭다. 그 안에 구부러진 것도, 비뚤어진 것도 없다.

9 그것은 총명한 자에게 다 명백하고, 지식을 얻은 자들에게 바르다.

10 은이 아니라 내 가르침을 받아라. 정금보다 지식을.

11 지혜는 루비보다 낫고, 원하는 모든 것이 그것과 같지 않다.





지혜의 열매

12 나 지혜는 분별력 곁에 살고, 지식과 사려를 내가 찾아낸다.

13 여호와를 경외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 비뚤어진 입을 나는 미워한다.

14 나에게 계획이 있고 명철이 있다. 나는 통찰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

15 왕들이 나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방백들이 의를 판결한다.

16 통치자들이 나로 말미암아 통치하며, 세상의 모든 귀인들과 재판관들이.

17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나를 부지런히 찾는 자가 나를 찾아낼 것이다.

18 내게 부와 영예가 있고, 오래된 재산과 의로움이 있다.

19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수익은 순은보다 낫다.

20 나는 의로움의 길로 걷고, 공의의 길 가운데 있다.

21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얻게 하고,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한다.

8장의 지혜는 단순한 교훈이나 가르침의 의인화가 아니다. 그녀는 왕들보다 먼저 있었고,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 주장의 신학적 무게는 이후 기독교 신학에서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다. 이레나이우스, 오리게네스, 아리우스 — 이들 모두 8장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두고 논쟁했다.





창세 전에

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으로 나를 가지셨다. 그 일들의 시작, 먼 옛날에.

23 영원에서,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에 내가 세워졌다.

24 깊음이 없을 때, 물이 풍성한 샘들이 없을 때에 내가 태어났다.

25 산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언덕들보다 먼저, 내가 태어났다.

26 그가 땅도 들도, 세상의 흙의 첫 것들도 아직 만들지 않으셨을 때.

27 하늘을 세우실 때 나는 거기 있었고, 깊음 위에 원을 그으실 때,

28 위에 구름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깊음의 샘들이 솟구치게 하실 때,

29 바다가 그 경계를 넘지 못하게 명령하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 내가 그 곁에 있어 건축자처럼 되었다. 나는 날마다 그의 기쁨이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

31 그가 만드신 땅을 기뻐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즐거워했다.

8:22의 히브리어 ‘카나(קָנָה)’가 논쟁의 핵심이었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얻으셨다’, ‘소유하셨다’ 가운데 어느 것인가? 4세기 아리우스는 이 절을 근거로 그리스도(지혜)가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를 반박했다. 니케아 공의회(AD 325)의 핵심 쟁점이 바로 이 절의 해석이었다. 히브리 시 한 줄이 기독교 교리의 역사를 바꿨다.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말씀) —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 는 이 8장 지혜의 이미지와 직접 연결된다. 초대 교회는 잠언 8장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독해를 발전시켰다.





지혜의 초대

32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33 훈계를 들어 지혜로워져라.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34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 옆에서 지키며, 내 문 기둥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되다.

35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

36 나를 거스르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8장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지점이다. 7장의 음녀 이야기가 끝까지 내려간 곳이었다면, 8장의 지혜는 창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여인 — 음녀와 지혜 — 이 대칭을 이루며 청년을 부른다. 9장에서 그 대칭은 명시적으로 완성된다.



다음 장 — 두 잔치. 지혜 여인이 집을 짓고 식탁을 차린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 어리석음이 — 역시 사람들을 부른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잠언 9장 — 두 잔치


지혜의 집

1 지혜가 그 집을 지었다. 일곱 기둥을 다듬어.

2 짐승을 잡아 포도주를 섞고, 식탁을 차렸다.

3 그 여종들을 보내어 성 중 높은 곳에서 불렀다.

4 “어리석은 자는 누구든지 여기로 오라.”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한다.

5 “와서 내 양식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셔라.

6 어리석음을 버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명철의 길로 걸어라.”

일곱 기둥의 집 — 고대 근동에서 기둥은 건축물의 위엄을 상징했다.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 또는 우주를 받치는 기둥들. ’일곱 기둥’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부들은 다양하게 해석했다 — 일곱 가지 지혜의 덕목, 성령의 일곱 은사, 창조의 일곱 날.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비웃는 자와 지혜로운 자

7 비웃는 자를 꾸짖으면 그가 수치를 당하고, 악인을 책망하면 그가 흠집을 낸다.

8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9 지혜로운 자에게 주어라.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의로운 자에게 가르쳐라. 배움이 늘 것이다.

10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11 내가 네 날을 많게 하리니, 네 사는 해가 더할 것이다.

12 네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를 위한 것이고, 네가 비웃으면 네 홀로 그것을 질 것이다.

9:10은 잠언 1:7의 반향이다. 1장의 ’지식의 근본’이 9장에서 ’지혜의 시작’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 두 절이 1~9장의 액자를 이룬다. 1장에서 시작되어 9장에서 닫힌다. 그리고 1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세계가 시작된다.





어리석음의 잔치

13 어리석음 여인은 시끄럽고 단순하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14 그녀는 자기 집문 어귀에 앉고, 성 중 높은 곳의 자리에 앉아서,

15 자기 길로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부른다.

16 “어리석은 자는 누구든지 여기로 오라.” 지각 없는 자에게 말한다.

17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양식이 더 맛있다.”

18 그러나 그는 모른다. 죽은 자들이 거기 있음을. 그녀의 손님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음을.

9장의 구조가 완성된다. 지혜(1~6절)와 어리석음(13~18절)이 동일한 말을 외친다 — “어리석은 자는 누구든지 여기로 오라.” 두 초대, 두 잔치. 지혜는 자기 집을 직접 짓고 식탁을 차렸다. 어리석음은 자기 집 문 앞에 그냥 앉아 있다. 지혜는 능동적으로 준비한다. 어리석음은 그저 기다린다.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어리석음의 말이 정확히 음녀의 유혹 언어와 겹친다. 두 여인은 하나다.

18절의 냉혹함 — “그러나 그는 모른다.” 그 잔치 자리에 이미 죽은 자들이 있다. 그가 앉는 자리가 스올로 가는 자리다. 그러나 그는 도둑질한 물의 달콤함밖에 모른다. 이것이 1~9장의 마지막 이미지다.



다음 장 —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된다. 형식이 바뀐다. 긴 권면이 사라지고, 짧은 두 행 격언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잠언 10장 — 의인의 말은 은과 같다


솔로몬의 잠언

1 솔로몬의 잠언.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어머니의 슬픔이다.

10장부터 22:16까지가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 모음이다. 1~9장의 긴 권면과 달리, 이제 한 절이 하나의 완결된 격언이다. 대부분 대조적 병행구조(antithetic parallelism) — 의인과 악인, 지혜와 어리석음, 부와 가난이 한 절 안에서 맞선다. 랍비 전통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고 전한다(열왕기상 4:32). 이 책에 수록된 것은 그 일부다.

2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나,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진다.

3 여호와는 의인의 영혼이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욕망은 내쫓으신다.

4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하고,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한다.

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운 아들이다.

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으나,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춘다.

7 의인의 기억은 복이 되나, 악인의 이름은 썩는다.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으나, 미련한 입술을 가진 자는 망한다.

9 온전히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고, 자기 길을 굽게 하는 자는 들킨다.

10 눈짓하는 자는 고통을 일으키나, 미련한 입술을 가진 자는 망한다.

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나, 악인의 입은 폭력을 감춘다.

12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10:12 하반절 —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 절이 신약에 두 번 인용된다. 베드로전서 4:8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로. 고린도전서 13:7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도 같은 맥락이다. 잠언의 이 짧은 관찰이 기독교 사랑의 신학으로 흘러들어갔다.

13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자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

14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으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임박한 멸망이다.

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나, 가난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의 빈곤이다.

16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꾸지람을 저버리는 자는 미혹된다.

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졌고, 비방을 퍼뜨리는 자는 어리석다.

19 말이 많으면 죄가 없지 않으나, 입술을 삼가는 자는 지혜롭다.

20 의인의 혀는 정금과 같으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21 의인의 입술은 많은 자를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각이 없어서 죽는다.

22 여호와의 복이 부하게 하고, 그가 거기에 슬픔을 더하지 않으신다.

23 미련한 자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나, 명철한 자는 지혜를 즐거워한다.

24 악인이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닥치고, 의인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25 폭풍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으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위에 서 있다.

26 이를 시게 하는 식초처럼, 눈을 상하게 하는 연기처럼,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그러하다.

27 여호와를 경외하면 날이 길어지나, 악인의 해는 짧아진다.

28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나, 악인의 기대는 사라진다.

29 여호와의 길이 온전한 자에게는 힘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

30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맺고, 비뚤어진 혀는 잘릴 것이다.

32 의인의 입술은 인정을 받는 것을 알고, 악인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한다.



다음 장 — 저울, 교만, 재물, 그리고 의인이 얻는 구원. 솔로몬의 격언이 계속된다.




잠언 11장 —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온다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확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상업의 저울 — 고대 세계에서 무게 추 조작은 흔한 사기였다. 아모스 8:5에서도 선지자가 정확히 같은 죄를 꾸짖는다. 성전 경내에 표준 추를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다. 신앙과 장터가 분리되지 않은 세계의 언어다.

2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3 온전한 자의 성실이 그를 인도하고, 배신자들의 비뚤어짐이 그들을 멸망시킨다.

4 진노의 날에 재물은 무익하나,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진다.

5 온전한 자의 의가 그의 길을 곧게 하나, 악인은 자기 악으로 엎어진다.

6 곧은 자의 의가 그들을 건지나, 배신자들은 자기 욕심에 걸린다.

7 악인이 죽으면 그의 기대가 사라지고, 불의한 자의 소망이 끊어진다.

8 의인은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악인이 그를 대신한다.

9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치나, 의인은 지식으로 건짐을 받는다.

10 의인이 잘 되면 성이 기뻐하고, 악인이 망하면 환호한다.

11 성읍이 곧은 자의 복으로 세워지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진다.

12 이웃을 비웃는 자는 지각이 없고, 명철한 사람은 잠잠하다.

13 비밀을 퍼뜨리는 자는 남의 말을 옮기나,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

14 지도가 없으면 백성이 무너지나,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많으면 안전하다.

15 남을 위해 보증을 서면 해를 당하나, 보증을 거부하는 자는 안전하다.

16 은혜로운 여인은 영예를 얻고, 포악한 자들은 재물을 얻는다.

17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에 선을 베풀고, 잔인한 자는 자기 육신을 해친다.

18 악인은 거짓된 삯을 받지만, 의를 뿌리는 자는 참된 보상을 받는다.

19 의로움에 굳게 서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추구하는 자는 죽음에 이른다.

20 비뚤어진 마음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나, 길이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쁨이다.

21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2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 코에 금 고리 같다.

11:22 — 잠언의 가장 신랄한 비유 중 하나다. 아름다움과 어리석음의 대비를 돼지와 금 고리로 표현한다. 외모와 내면의 불일치. 고대 사회에서 코 고리는 여인의 장신구였다(창세기 24:47의 리브가). 그 장신구가 돼지에게 걸려있다. 잠언은 이런 불편한 비유를 회피하지 않는다.

23 의인의 소망은 오직 선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뿐이다.

24 흩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마땅히 줄 것을 아끼다가 오히려 가난해지는 자도 있다.

25 관대한 사람은 번성하며, 남에게 물을 주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는다.

26 곡식을 팔지 않는 자를 백성이 저주하나, 파는 자의 머리에는 복이 있다.

27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나, 악을 찾는 자에게는 악이 돌아온다.

28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나, 의인은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29 자기 집을 해치는 자는 바람을 유산으로 받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를 섬기게 된다.

30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31 의인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으면,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11:24~25는 잠언의 경제적 역설이다. 흩으면 더 부하게 된다. 아끼면 오히려 가난해진다. 이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공동체 경제의 관찰이다 — 곡식을 쌓아두고 팔지 않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는다(26절). 고대 이스라엘 마을 경제에서 나눔은 미덕이기 전에 생존의 조건이었다.



다음 장 —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거짓 증인과 진실한 증인,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계속된다.



잠언 12장 —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2 선한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나,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3 사람은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4 현숙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나, 부끄럽게 하는 아내는 그 뼈를 썩게 한다.

5 의인의 생각은 공의롭고,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다.

6 악인의 말은 피를 흘리려는 매복이나, 곧은 자의 입은 그들을 건진다.

7 악인은 엎어져 다시 없으나, 의인의 집은 서 있다.

8 사람은 그의 지혜로 칭찬을 받으나, 마음이 비뚤어진 자는 경멸을 당한다.

9 천하게 여겨지면서도 종 하나를 두는 것이, 스스로 높다 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10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보나, 악인의 자비는 잔인하다.

12:10 —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도 돌본다.” 이 절은 동물을 향한 배려를 의로움의 지표로 제시한다.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이 이미 잠언에 있다. 신명기 25:4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와 같은 맥락이다.

11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양식이 풍족하나, 허망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각이 없다.

12 악인은 악인의 그물을 탐하나, 의인의 뿌리는 열매를 맺는다.

13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선한 것으로 배부르고, 그 손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

15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 눈에 바르나,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듣는다.

16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당장 드러내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받아도 덮어둔다.

17 진실한 증인은 바른 것을 말하나,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말한다.

18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르는 것 같으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치료를 가져온다.

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서 있으나, 거짓된 혀는 순간뿐이다.

20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으나, 평화를 의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

21 의인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없으나, 악인에게는 재앙이 가득하다.

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나, 진실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쁨이다.

23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숨기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한다.

24 부지런한 자의 손이 다스리나, 게으른 자는 노역을 지게 된다.

25 마음의 근심은 사람을 굽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기쁘게 한다.

12:25는 심리학이 없던 시대의 심리적 통찰이다. “마음의 근심이 사람을 굽게 한다.” 우울이 몸을 구부린다는 관찰. 그리고 그 처방이 “선한 말 한마디”라는 것. 의학이 아니라 관계가 치료라는 인식이 이 짧은 두 행 안에 있다.

26 의인은 이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나, 악인의 길은 자기를 미혹한다.

27 게으른 자는 자기 사냥한 것도 굽지 않으나, 부지런한 자의 재물은 귀하다.

28 의의 길에 생명이 있고, 그 길에는 죽음이 없다.



다음 장 —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의 차이가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말의 힘에 대한 관찰이 이어진다.



잠언 13장 — 소망이 더디면 마음이 상한다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비웃는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선한 것을 먹고, 배신자들의 영혼은 폭력을 원한다.

3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망한다.

4 게으른 자는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영혼은 풍족해진다.

5 의인은 거짓 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부끄럽게 되고 수치를 당한다.

6 의로움은 행실이 온전한 자를 지키나, 악이 죄인을 넘어뜨린다.

7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체하여도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다.

8 부자의 재물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지만, 가난한 자는 위협을 받지 않는다.

13:7은 잠언의 사회 관찰 중 가장 날카롭다. 부한 척하는 자와 가난한 척하는 자 — 두 형태의 위장. 무엇을 위한 위장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독자가 채워야 한다. 그리고 13:8 — 부가 생명을 지킬 수 있지만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난한 자는 빼앗길 것이 없으니 도리어 자유롭다는 역설.

9 의인의 빛은 환히 빛나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생기나, 조언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11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지만,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난다.

12 소망이 더디 오면 마음이 상하나,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 나무다.

13:12 — “소망이 더디 오면 마음이 상한다.” 이 절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 중 하나다. 격언이 아니라 고백처럼 읽힌다. 기대가 좌절될 때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두 행이 정확히 짚는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 나무’라는 표현 — 창세기의 에덴 이미지가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

13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

14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15 선한 분별력은 은총을 가져오나, 배신자들의 길은 험하다.

16 슬기로운 자는 무엇이든 지식으로 행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리석음을 펼쳐 보인다.

17 악한 전령은 재앙에 빠지나, 신실한 사신은 치료를 가져온다.

18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가난과 수치를 당하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존귀를 얻는다.

19 소원을 이루면 영혼에 달콤하나, 어리석은 자들은 악을 떠나기를 싫어한다.

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어리석은 자들과 사귀면 해를 당한다.

21 재앙이 죄인을 쫓아오나, 의인에게는 선한 보상이 있다.

22 선한 자는 자손에게 기업을 남기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

23 가난한 자의 묵은 땅에는 먹을 것이 많으나, 의를 행하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이 있다.

24 매를 아끼는 자는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나, 사랑하는 자는 부지런히 훈계한다.

13:24 — “매를 아끼는 자는 아들을 미워하는 것.” 이 절이 훈육과 체벌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자주 인용됐다. 그러나 잠언이 쓰인 사회의 교육 관습을 21세기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훈계를 아끼지 않는 부모의 사랑’이다. 형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25 의인은 먹어서 배부르나, 악인의 배는 주린다.



다음 장 —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우고, 어리석은 여인이 집을 허문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선언이 돌아온다.



잠언 14장 —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운다

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14장의 첫 절이 인상적인 이유는 행위 주체가 여인이기 때문이다. 잠언의 마지막 31장에서 완성되는 ’현숙한 여인’의 이미지가 이미 여기서 씨앗을 틔운다. 집을 세우거나 허무는 것은 여인의 행위다.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여인에게 있다.

2 정직하게 걷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나, 길이 굽은 자는 그를 멸시한다.

3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가지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지킨다.

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이 나온다.

14:4는 잠언의 실용적 지혜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절 중 하나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다. 그러나 소출도 없다. 깨끗함을 위해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농부의 지혜다. 리스크 없이는 수확도 없다.

5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으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는다.

6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찾지 못하나, 명철한 자에게는 지식이 쉽다.

7 어리석은 자 앞을 떠나라. 그의 입술에서 지식의 말을 찾지 못할 것이다.

8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은 속임수다.

9 어리석은 자는 속죄 제물을 비웃으나, 곧은 자에게는 은총이 있다.

10 마음이 자기 쓴 것을 알고, 그 기쁨에도 타인이 섞이지 못한다.

14:10 — “마음이 자기 쓴 것을 안다.” 이 절은 잠언에서 가장 고독한 관찰이다. 내 슬픔의 깊이는 타인이 완전히 알지 못한다. 내 기쁨의 속을 타인이 다 나눌 수 없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지혜 전통 안에서, 이 절은 개인 내면의 고독을 조용히 인정한다.

11 악인의 집은 무너지나, 곧은 자의 장막은 번성한다.

12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끝에는 사망의 길이 있다.

13 웃음 중에도 마음이 아플 수 있고, 즐거움의 끝은 슬픔이다.

14 마음이 떠난 자는 자기 길에서 배부를 것이요, 선한 자도 자기에게서 그러하다.

15 어리석은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걸음을 살핀다.

16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만한다.

17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

18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으로 유산을 삼고,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면류관을 쓴다.

19 악인들은 선한 자들 앞에 엎드리고, 악인들은 의인들의 문 앞에 엎드린다.

20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자에게는 사랑하는 자가 많다.

21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22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진실이 있다.

23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궁핍만 가져온다.

24 지혜로운 자들의 면류관은 그들의 지혜요, 어리석은 자들의 화관은 어리석음이다.

25 진실한 증인은 생명을 건지나, 거짓을 말하는 자는 속임수다.

26 여호와를 경외함에 굳건한 의뢰가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27 여호와를 경외함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덫에서 피하게 한다.

14:27은 1:7과 9:10의 울림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명제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의 샘”으로 확장된다. 단순히 지식의 출발점이 아니라 살아 있는 물의 원천이다.

28 백성이 많으면 왕이 영광을 얻고, 백성이 없으면 방백이 망한다.

29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30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생명을 얻지만, 시기심은 뼈를 썩게 한다.

31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만드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를 영예롭게 하는 것이다.

14:31 —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된다. 이것은 마태복음 25:40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의 먼 뿌리다. 사회 윤리가 신학 안에 박혀 있는 것이다.

32 악인은 자기 악에 의해 쫓겨나나, 의인은 자기 죽음에도 피난처가 있다.

33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가 쉬고, 어리석은 자의 속에 있는 것은 알려진다.

34 의로움은 나라를 높이나, 죄는 어떤 백성에게도 수치다.

35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받으나, 부끄럽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받는다.



다음 장 —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여호와의 눈이 악인과 의인을 두루 보신다. 15장.



잠언 15장 — 부드러운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힌다

1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나, 거친 말은 노를 불러일으킨다.

15:1은 잠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절 중 하나다. “부드러운 대답(מַעֲנֶה רַּךְ — 마아네 라크).” 두 단어의 충돌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드는지, 그리고 두 단어의 부드러움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녹이는지를 이 한 절이 담고 있다. 관계 신학의 가장 실용적인 공식이다.

2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말하나,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쏟아낸다.

3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살피신다.

4 온화한 혀는 생명 나무나, 굽은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5 어리석은 자는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슬기로워진다.

6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다.

7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8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나, 곧은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다.

9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나, 의로움을 쫓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10 바른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혹독한 훈계가 있고, 책망을 미워하는 자는 죽는다.

11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열려있는데,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느냐.

‘아바돈(אֲבַדּוֹן)’ — ’멸망의 장소’라는 뜻. 스올의 깊은 곳, 죽음 이후의 죽음. 여호와의 눈이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미친다는 선언이다. 15:3의 “어디서나 살피신다”가 여기서 수직으로 확장된다 — 땅 아래 가장 어두운 곳까지.

12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에게 나아가지도 않는다.

13 마음이 기쁘면 얼굴을 빛나게 하나, 마음이 슬프면 심령이 상한다.

14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찾고, 어리석은 자의 입은 어리석음을 먹는다.

15 고난 받는 자는 모든 날이 고통스러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가 있다.

15:15 —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가 있다.” 이것은 빈곤을 낙관으로 덮으라는 말이 아니다. 삶의 외적 조건이 동일해도, 내면의 방향이 경험의 질을 바꾼다는 관찰이다. 9장의 지혜의 잔치가 여기서 다시 울린다 — 가장 큰 잔치는 건물 안에 있지 않다.

16 여호와를 경외하며 재물이 적은 것이, 번민이 따르는 많은 재물보다 낫다.

17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18 화 잘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가라앉힌다.

19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곧은 자의 길은 큰길로 닦여져 있다.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어머니를 멸시한다.

21 지각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즐거움이나, 명철한 자는 바르게 걷는다.

22 의논이 없으면 계획이 무너지나, 의논하는 자들이 많으면 성공한다.

23 사람은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24 지혜로운 자의 길은 위로 향하는 생명 길이라, 아래 스올에서 떠나게 한다.

25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리시나, 과부의 경계를 굳게 세우신다.

26 악한 계획은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나, 친절한 말은 순결하다.

27 이익을 탐내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28 의인의 마음은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나, 악인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낸다.

29 여호와는 악인에게서 멀리 하시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30 눈의 밝음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31 생명의 꾸지람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한다.

32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무시하는 것이나, 책망을 듣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33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의 훈계요, 영예 이전에 겸손이 있다.

15장의 마지막 절 —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의 훈계요, 영예 이전에 겸손이 있다.” 1:7로 시작되어 9:10에서 반복된 모티프가 15:33에서 다시 돌아온다. 지혜의 원천은 경외함이다. 그리고 그 경외함은 겸손과 하나다. 교만이 올라가는 곳에서 지혜는 없다. 아직 잠언은 절반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 절 — 1:7, 9:10, 15:33 — 이 이미 이 책의 척추다.

잠언과 이집트 지혜문학 — 잠언 22:17~24:22의 ‘지혜자의 말씀’ 단락은 이집트 「아멘엠오페의 가르침(Instruction of Amenemope)」(BC 1100년경)과 현저하게 유사하다. 1923년 영국 박물관 소장 파피루스 분석에서 드러난 이 유사성은 학계에 충격을 줬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왕실이 이집트 지혜 전통을 흡수하고 재해석했다는 증거다. 잠언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창작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혜 전통과의 대화에서 나왔다.



다음 장 —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되, 혀의 대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솔로몬의 격언이 계속된다.



잠언 16장 — 마음의 계획, 발걸음의 주인


여호와가 결정하신다

1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2 사람의 길은 자기 눈에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 그 영을 달아보신다.

3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 계획이 이루어진다.

4 여호와께서 만물을 그 쓸 곳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지으셨다.

5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손을 맞잡아도 그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6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량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7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

1절의 히브리어는 절묘하다. “마아락(מַעֲרַךְ) — 배열하다, 진열하다”. 사람은 마음속에 말들을 줄 세우지만,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 계획과 실행 사이의 그 틈새에 신학이 있다.





왕의 입술

8 적은 소득이 공의를 따르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따르는 것보다 낫다.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10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르치지 않는다.

11 공정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가 만드신 것이다.

12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일이다. 왕위는 공의로 굳건해지기 때문이다.

13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쁨이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왕은 사랑한다.

14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누그러뜨린다.

15 왕의 얼굴에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가져오는 구름 같다.

10-15절은 왕정 이념의 정수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였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자신이 신이었다. 잠언은 왕을 신격화하지 않으면서도 왕의 말과 판결이 신성한 무게를 지닌다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이상적 왕의 묘사다 — 현실이 아니라 기준.





지혜가 금보다 낫다

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으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

17 악에서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다.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보전한다.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19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가난한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20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

21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라 불리고, 말이 달콤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해 준다.

22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도,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으로 징계를 받는다.

23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훈련시키고, 그 입술에 학식을 더해 준다.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 히브리어로 “가보아(גָּבֹהַ) לִפְנֵי-שֶׁבֶר” 직역하면 “파멸 앞에서 마음이 높아진다”. 영어권에서 “Pride goes before a fall”로 유명한 이 구절은 실제로는 두 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 교만한 영(靈)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비틀거림이 온다.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부풀어 오르는 것이 있다.





입술의 무게

24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다.

25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다.

26 일하는 자는 그 식욕을 위해 수고한다. 그 입이 그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27 불량한 자는 악을 꾸미고, 그 입술에는 타는 듯한 불이 있다.

28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을 옮기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시킨다.

29 강포한 자는 이웃을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끌어간다.

30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꾀하고, 입술을 닫는 자는 악을 이루는 자다.

3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이다.

32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33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33절로 이 장이 닫힌다. 1절에서 사람의 계획으로 열었다가, 33절에서 제비뽑기로 끝난다. 가장 우연처럼 보이는 것도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16장 전체가 이 두 극점 사이의 긴장이다 — 인간의 계획과 신의 결정.

다음 장 — 잠언 두 번째 솔로몬 모음이 계속된다. 가족 관계, 침묵의 가치, 재판의 정의가 이어진다.




잠언 17장 — 침묵이 지혜일 때


마른 떡 한 조각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사를 가득히 드리고 다투는 집보다 낫다.

2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기업을 나눠 받는다.

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4 악인은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쟁이는 해로운 혀에 귀를 기울인다.

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분을 비웃는 것이요,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6 손자들은 노인의 면류관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영화다.

7 미련한 자가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걸맞지 않고, 하물며 귀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3절 — 도가니와 풀무는 고대 야금술의 핵심 도구다. 은은 섭씨 800~900도, 금은 1000도 이상에서 녹는다. 불순물이 타 없어지고 순금속만 남는 그 과정을 잠언은 마음의 정제에 빗댄다. 인간이 금을 연단하듯, 여호와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 — 열이 없으면 순금도 없다.





우정과 형제

8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의 눈에 보석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 형통하게 한다.

9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를 이간시킨다.

10 한 마디 책망이 지혜 있는 자에게 더 잘 박히고, 매 백 번이 미련한 자에게보다 더 효과적이다.

11 악인은 반역만 구하므로, 그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는다.

12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미련한 짓을 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낫다.

13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의 집에서는,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14 다툼의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으니,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그치라.

15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이 둘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14절 — “둑에서 물이 새는 것”. 처음에는 가느다란 실처럼 새다가, 압력이 쌓이면 둑이 터진다. 다툼도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다. 히브리어 “갈라(גָּלַע) — 찢다, 시작하다”는 이 폭발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 다툼을 막는 가장 좋은 때는 시작하기 전이다.





미련한 자보다 침묵하는 자

16 미련한 자가 지혜를 사려고 값을 손에 쥐어도, 그에게는 그것을 살 마음이 없다.

17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형제는 고난을 위해 태어난다.

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서약하여 이웃 앞에서 보증 선다.

19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좋아하고, 문을 높이 세우는 자는 파멸을 구한다.

20 마음이 굽은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말이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21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다.

22 마음의 기쁨은 좋은 약이지만, 영이 꺾이면 뼈를 마르게 한다.

23 악인은 몰래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굽게 한다.

24 지혜는 명철한 자의 얼굴 앞에 있어도, 미련한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다.

22절 — 히브리어 “게헤(גֵּהָה) — 치료, 약”. “마음의 기쁨”이 실제로 몸에 약이 된다는 통찰은 현대 심리신경면역학이 발견한 것을 3000년 전 잠언이 먼저 말했다. 기쁨은 장식이 아니라 치료제다. 반대로 “영이 꺾이면 뼈를 마르게 한다” — 만성적 슬픔이 면역계를 무너뜨린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말이 없는 자가 지혜로워 보인다

25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근심이요, 그를 낳은 어머니의 슬픔이다.

26 의인을 벌하거나 귀인을 정직하다고 채찍질하는 것도, 선하지 않다.

27 말이 적은 자는 지식이 있고, 마음이 침착한 자는 명철하다.

28 미련한 자라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면 명철한 자로 여겨진다.

28절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날카로운 아이러니다. 미련한 자도 입을 다물면 지혜롭게 보인다. 말이 지혜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침묵이 지혜를 보호하기도 한다. 현대의 “차라리 침묵하여 바보로 의심받느니, 입을 열어 확인시켜 주지 말라”는 표현이 이 절에서 나왔다.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의 절제와 관계의 무게를 다룬다.

다음 장 — 말의 파괴력이 계속된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성문 빗장보다 단단한 벽이 된다.




잠언 18장 — 말이 쏘는 화살


혼자 가는 자

1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는 남들과 다투고, 모든 참 지식을 거슬러 분노한다.

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생각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3 악인이 오면 업신여김도 오고, 수치가 오면 능욕도 온다.

4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5 악인의 편을 들어 의인을 재판으로 억누르는 것은, 좋지 않다.

1절 히브리어 “니프라드(נִפְרָד) — 스스로 분리된 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자기 욕구만을 좇는 자를 가리킨다. 그는 모든 지혜를 무시한다 — 지혜가 공동체 안에서 오기 때문이다. 혼자 가는 것이 독립이 아니라 고립일 때, 그 자는 분쟁을 일으킨다.





미련한 자의 입술

6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7 미련한 자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자기 영혼의 덫이 된다.

8 말쟁이의 말은 별미 같아서, 배 속 깊이 내려간다.

9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망하는 자의 형제다.

10 여호와의 이름은 강한 망대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는 그것이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12 사람의 마음은 멸망을 앞두고 교만해지고, 존귀를 앞두고 겸손해진다.

10-11절은 의도적으로 나란히 놓인 대비다. 의인의 피신처는 여호와의 이름, 부자의 피신처는 재물이다. 둘 다 “견고한”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나 11절의 끝이 날카롭다 — 부자는 그것이 성벽 같다고 “여긴다(상상한다)”. 실제 성벽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형제의 다툼

13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14 사람의 영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영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15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16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게 하여, 위대한 자 앞에 인도한다.

17 먼저 소송하는 자가 옳은 것 같아도, 그 이웃이 와서 따지고 보면 달라진다.

18 제비 뽑기는 다툼을 그치게 하고, 강한 자들 사이를 해결한다.

19 노엽게 한 형제는 견고한 성보다 더 어렵고, 이러한 다툼은 성의 빗장 같다.

19절 — “노엽게 한 형제(아흐 니프샤-מ)”.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은 낯선 원수가 아니라 한때 가까웠던 형제다. 가족 사이의 상처는 단단히 닫힌 성문과 같다. 외부의 적은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형제의 마음이 닫히면 힘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혀와 생명

20 사람은 입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 입술의 소산으로 만족을 얻는다.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는 자다.

23 가난한 자는 애걸하여 말하고, 부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24 친구가 많아도 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21절 —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히브리어 “야드 하-라숀(יַד הַלָּשׁוֹן) — 혀의 손”. 혀에 손이 있다. 그 손이 쥐는 것이 생명일 수도, 죽음일 수도 있다. 고대 이스라엘은 말의 물리적 효력을 믿었다 — 축복은 실제로 복을 가져오고, 저주는 실제로 해를 입힌다.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힘이었다. 18장은 그 힘의 양면을 보여준다.

다음 장 — 가난과 부, 성실함과 거짓이 계속된다. “거짓 증인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




잠언 19장 — 거짓 증인의 형벌


가난해도 정직한 자

1 가난해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입술이 굽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2 지식 없는 마음도 좋지 않고, 발이 급한 자는 그릇 간다.

3 사람의 미련함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한다.

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들지만, 가난한 자는 그 친구에게서도 이별을 당한다.

5 거짓 증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내쉬는 자도 피하지 못한다.

6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는 자에게는 모두가 친구가 된다.

7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친구들도 더욱 멀리한다. 말을 쫓아가도 없어졌다.

4절과 7절은 같은 관찰을 두 번 한다. 가난하면 친구도, 형제도 떠난다. 이것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묘사라는 점이 잠언의 솔직함이다. 잠언은 이상을 가르치면서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어머니와 아버지

8 마음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선을 얻는다.

9 거짓 증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내쉬는 자는 망한다.

10 미련한 자가 사치를 누리는 것이 걸맞지 않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들을 다스리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11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12 왕의 분노는 사자의 포효 같고, 그의 은총은 풀 위의 이슬 같다.

13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지는 물방울 소리 같다.

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13절 “이어지는 물방울 소리(דֶּלֶף טֹרֵד)” — 지붕에서 계속 떨어지는 빗물. 멈추지 않는 작은 자극이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한다. 27:15도 같은 표현을 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큰 충격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작은 것이다.





게으름과 순종

15 게으름은 깊은 잠을 자게 하고, 태만한 자는 주릴 것이다.

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길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죽는다.

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 선한 행실을 여호와께서 갚아 주신다.

18 희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고, 그를 죽이려는 데는 마음을 쓰지 말라.

19 크게 노하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되나니, 만약 네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하여야 한다.

20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 지혜롭게 된다.

21 마음에 계획이 많아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21절 — 16장 1절, 9절의 메아리다.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의 뜻 사이의 긴장이 잠언의 반복 주제다. 그러나 잠언은 계획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 다만 그 위에 더 큰 손이 있다는 것을 안다.





여호와를 경외함

22 사람이 인자하면 그것이 그의 아름다움이요,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고, 그런 사람은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24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어도, 다시 입으로 올리기를 싫어한다.

25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도 깨닫고, 명철한 자를 책망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26 아버지를 학대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아들이다.

27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훈계를 듣지 말라.

28 불량한 증인은 공의를 비웃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킨다.

29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되고, 채찍은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 있다.

24절은 잠언에서 게으름을 가장 희극적으로 그린 구절이다. 손을 그릇에 넣었다. 음식까지 왔다. 그러나 입으로 올리지 않는다. 게으름이 자기 파멸의 지점까지 이른다. 26:15가 이 구절을 그대로 반복한다 — 잠언이 같은 이미지를 되풀이할 만큼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다음 장 — 포도주와 분쟁이 열린다. “포도주는 거만한 것이요, 독주는 떠들썩한 것이라.”




잠언 20장 —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


포도주가 거만하게 한다

1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썩하게 하나니, 이것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다.

2 왕의 위엄은 사자의 포효 같으니, 그를 노엽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는다.

3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4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으므로, 추수 때에 구걸해도 얻지 못한다.

5 사람의 마음의 계획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낸다.

6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거니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7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들이 복이 있다.

5절 — “깊은 물”. 사람의 속마음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명철한 자는 그 깊은 곳에 두레박을 내려 길어 올린다. 상담가, 재판관, 지혜자의 기술이 이것이다 — 묻고, 기다리고, 깊이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 18:4에서 “사람의 말은 깊은 물”이라 했다. 말도 깊고, 마음도 깊다.





정직한 저울

8 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린다.

9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내 죄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10 서로 다른 추와 다른 되는, 여호와께서 둘 다 미워하신다.

11 아이라도 그 행동으로 자기를 드러내나니, 그 행실이 청결하고 옳은지를 알 수 있다.

12 듣는 귀와 보는 눈, 여호와께서 둘 다 만드셨다.

13 잠을 좋아하지 말라. 빈곤해질까 두려우니라. 눈을 뜨라. 그러면 빵이 풍족할 것이다.

14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사는 자가 말하고, 사고 나서는 자랑한다.

10절 “서로 다른 추와 다른 되(אֶבֶן וְאֶבֶן)” — 두 종류의 무게추를 지닌 상인. 살 때 쓰는 추는 무겁게, 팔 때 쓰는 추는 가볍게. 11:1, 16:11에도 같은 고발이 반복된다. 고대 이스라엘 시장에서 부정 저울은 일상적 관행이었고, 잠언은 그것을 여호와가 미워하신다고 세 번 이상 말한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

15 금도 있고 진귀한 홍보석도 많지만, 지식의 입술은 귀한 보석이다.

16 타인을 위해 보증 선 자의 옷을 빼앗으라. 낯선 자를 위해 보증 선 자의 담보를 받으라.

17 속임으로 얻은 음식은 맛이 있어도, 나중에는 입에 자갈이 가득하다.

18 계획은 의논으로 성립되고, 전쟁은 지략으로 한다.

19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돌아다니며 말하나니,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

20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캄캄한 어둠 속에 꺼질 것이다.

21 처음에 속히 얻은 산업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22 “나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3 여호와는 서로 다른 추를 미워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다.

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나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길을 알 수 있겠느냐.

25 거룩하다고 함부로 서원하고, 서원한 뒤에 생각하는 것은 덫이다.

26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흩어버리고, 타작하는 수레바퀴를 그 위에 돌린다.

27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의 뱃속 모든 것을 살피신다.

28 인자와 진리가 왕을 보호하고, 그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건해진다.

29 청년의 영광은 그 힘이요, 노인의 아름다움은 흰 머리카락이다.

30 상처 나도록 치는 것이 악을 깨끗하게 하고, 채찍질이 배 속 깊은 곳을 깨끗하게 한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 — 히브리어 “네샤마트 아담 네르 야흐웨(נִשְׁמַת אָדָם נֵר יְהוָה)”. 여호와가 사람 안에 넣으신 것 — 바로 그 생기, 그 의식이 하나님의 빛이다. 창세기 2:7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매”로 시작된 그 빛이 지금도 사람 안에서 켜져 있고, 여호와는 그것으로 사람의 속을 살피신다. 20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절이다.

다음 장 —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시내의 물이 어디로 가든 그것을 이끄시는 분이 계신다.




잠언 21장 — 공의가 제사보다 낫다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1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물 흐름 같아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2 사람의 길은 자기 눈에 다 바르게 보여도,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

3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4 눈이 높고 마음이 넓은 것, 이것은 악인의 빛이니, 죄다.

5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요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의 계획은 궁핍함에 이른다.

6 거짓 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허망함이다.

7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쓸어가나니, 이는 그들이 정의를 행하기를 거절함이다.

3절 —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것이 제사보다”. 사무엘상 15:22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다. 이사야 1:11-17에서도 같은 긴장이 있다. 잠언은 성전 제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삶의 공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반복한다. 의식(儀式)이 삶을 대신할 수 없다.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지붕

8 사람의 길이 굽고 이상하여도, 자기 행실은 깨끗하다고 한다.

9 다투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귀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다.

10 악인의 영혼은 악을 원하고, 그 이웃도 그 눈에 은혜를 입지 못한다.

11 거만한 자를 벌하면 어리석은 자가 깨닫고,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면 그가 지식을 얻는다.

12 의로우신 분은 악인의 집을 살피시어, 악인들을 재앙으로 엎으신다.

13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14 몰래 주는 선물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품 안에 감춘 뇌물은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한다.

15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이요,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16 명철의 길을 떠난 자는, 죽은 자들의 회중에 머문다.

9절 “지붕 한 귀퉁이” — 고대 팔레스타인의 집은 평평한 지붕이 있었다. 그 귀퉁이 작은 공간이 집 안보다 낫다는 말이다. 25:24에 이 구절이 그대로 반복된다. 잠언이 같은 말을 두 번 쓴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지한 조언이었음을 보여준다.





지혜는 용사보다 강하다

17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유해지지 못한다.

18 악인은 의인의 몸값이 되고, 속이는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19 다투고 화를 잘 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20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어도, 미련한 자는 그것을 다 삼켜버린다.

21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22 지혜로운 자가 용사들의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믿는 견고한 곳을 무너뜨린다.

23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킨다.

24 교만한 자는 그 이름이 거만하고 건방진 자니, 남을 넘보는 교만으로 행한다.

22절 — “지혜로운 자가 용사들의 성에 올라간다”. 군사적 우위가 지혜 앞에 무너진다. 전도서 9:14-15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 작은 성읍을 지혜로운 가난한 자 한 명이 구했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지혜가 힘보다 강하지만, 지혜는 조용하고 힘은 시끄럽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대항할 지혜는 없다

25 게으른 자의 욕심은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그의 손이 일하기를 거절함이다.

26 어떤 자는 종일 탐욕스럽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27 악인의 제사는 가증한 것이거든,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28 거짓 증인은 망하고, 말을 잘 듣는 자의 말은 영원히 산다.

29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여도, 정직한 자는 자기 길을 삼간다.

30 여호와를 대항할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모략도 없다.

31 싸울 날을 위해 말이 준비되어도, 이김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30-31절 — 21장의 마지막이 왕의 마음을 이끄신다는 1절의 메아리다. 어떤 지혜도, 어떤 계획도, 어떤 군마도 여호와를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잠언은 준비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말을 준비하라 — 그리고 이김이 어디서 오는지 알라. 준비와 신뢰가 나란히 선다.

다음 장 — 좋은 이름이 많은 재물보다 낫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모두 여호와를 만난다.




잠언 22장 — 좋은 이름, 그리고 서른 가지 말씀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 좋은 이름

1 많은 재물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금은보다 은총이 더 낫다.

2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여호와시다.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는다.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거니와,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멀리한다.

6 아이를 그가 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7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빌리는 자는 꾸어주는 자의 종이 된다.

8 불의를 심는 자는 재앙을 거두고, 그 분노의 막대기가 다한다.

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10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없어지고, 싸움과 수치가 그친다.

11 마음이 청결하기를 좋아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자,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12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자를 보호하시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말을 무너뜨리신다.

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다. 내가 거리에서 죽겠다” 한다.

14 음녀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는 거기에 빠진다.

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얽혀 있거니와, 징계의 채찍이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16 가난한 자를 학대하여 재물을 늘리거나,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1절 “좋은 이름(שֵׁם טוֹב — 쉠 토브)” — 히브리어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평판 전체다. 전도서 7:1도 “좋은 이름이 향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한다. 재물은 잃을 수 있지만 이름은 세대를 넘어 산다 — 좋은 이름도, 나쁜 이름도. 잠언 22:1은 솔로몬의 두 번째 모음(10-22:16)의 마지막 절들에 속하는 요약 같은 선언이다.





지혜자의 말씀 서른 가지 — 시작

17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라. 내 지식에 마음을 드리어라.

18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여, 네 입술에 다 준비되게 함이 아름다우리라.

19 내가 오늘 네게, 곧 너로 하여금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알게 하리라.

20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네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21 이것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임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려 함이 아니냐.

22:17-24:22는 “지혜자의 말씀” 서른 가지라고 불리는 별도의 모음이다. 이 단락이 이집트의 「아멘엠오페의 가르침(Instruction of Amenemope)」과 놀랄 만큼 평행을 이룬다. 아멘엠오페는 BC 1100년경 이집트의 서기관 문서로, 1888년 이집트에서 발견되어 1923년 영국 박물관이 파피루스를 공개했다. 잠언 22:17-23:11은 아멘엠오페의 1-11장과 거의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일부 학자는 이스라엘이 이 이집트 문서에서 직접 차용했다고 보고, 다른 학자는 공통 지혜 전통에서 함께 흘러나왔다고 본다. 어느 쪽이든, 잠언이 국경을 넘는 지혜의 대화 안에 있었다는 증거다.





첫째 — 약자를 착취하지 말라

22 가난한 자를 그가 가난하다고 약탈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짓밟지 말라.

23 여호와께서 그들의 송사를 변호하시고, 그들을 노략하는 자들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2-23절은 아멘엠오페 2장과 직접 평행한다. “가난한 자를 강탈하지 말라… 신이 그의 편이다”는 구절이 이집트 문서에도 같은 논리 구조로 나타난다.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논거가 “신이 그들의 편”이라는 것 — 이 신학적 근거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지혜 문서 모두에 있다.





둘째 — 분노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24 노하기를 좋아하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을 품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25 그의 길을 배울까 두려우니, 그러면 네 영혼에 덫이 걸릴 것이다.





셋째 — 보증 서지 말라

26 사람으로 손을 잡게 하거나, 빚 보증을 서지 말라.

27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네 침상마저 빼앗길 것이니, 어찌 그리하겠느냐.





넷째 — 선조의 경계

28 옛 선조들이 세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다섯째 — 일에 능숙한 자

29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다.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29절 — 아멘엠오페 27장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다. “솜씨 있는 서기관은 왕궁에서 일한다.” 고대 근동에서 탁월한 기술은 계층을 초월하는 힘이었다. 왕의 옆에 서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탁월함이었다. 잠언이 이 진실을 이집트 지혜와 함께 이야기한다.

다음 장 — “지혜자의 말씀” 계속. 특히 23:1-3은 왕의 식탁에서 절제를 가르치는데, 아멘엠오페의 직접 차용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구절이다.




잠언 23장 — 왕의 식탁에서 절제하라


여섯째 — 왕의 식탁

1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잘 생각하라.

2 네가 탐식한다면, 자기 목에 칼을 대라.

3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그것은 속임의 음식이다.

1-3절은 아멘엠오페(Instruction of Amenemope) 23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한다. 아멘엠오페 원문: “지체 높은 자와 함께 먹을 때는… 탐욕의 눈을 그의 음식 위에 두지 말라.” 거의 같은 조언이다. 이집트 궁정 예법과 이스라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다. BC 1100년경 이집트에서 쓰인 파피루스가 1923년 영국 박물관에 공개되면서 이 연결이 밝혀졌다. 지혜는 국경이 없다.





일곱째 — 부를 탐내지 말라

4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5 부에 눈을 두겠느냐. 재물은 본래 없어지는 것이라.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아 하늘로 날아가지 않겠느냐.





여덟째 — 인색한 자의 식탁

6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니라. 그는 너에게 먹고 마시라 하지만,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니라.

8 네가 먹은 조금은 도로 토하게 될 것이요, 너의 아름다운 말도 헛될 것이다.





아홉째 —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지 말라

9 어리석은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 이는 그가 네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열째 — 선조의 경계와 고아

10 옛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고아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11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갚으시리라.





열한째 — 훈계를 받으라

12 훈계에 마음을 두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13 아이에게서 징계를 거두지 말라. 채찍으로 쳐도 그가 죽지 않는다.

14 채찍으로 그를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할 것이다.

13-14절은 오늘날의 감수성으로는 불편한 구절이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이것은 방임에 대한 경고였다. “그가 죽지 않는다”는 채찍질이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훈련받지 않은 삶이 더 위험하다는 역설이다. 징계 없이 자란 아이가 스올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육체적 체벌의 교육학적 가치 자체는 현대 아동 발달 연구와 다르다. 텍스트를 그 시대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두째 — 아비의 기쁨

15 내 아들아, 만약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기뻐할 것이다.

16 만약 네 입술이 정직한 말을 하면, 내 속이 기뻐하리라.

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18 정녕 네 장래가 있겠고, 네 희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열셋째 — 술의 경고

19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20 술을 즐기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도 함께 하지 말라.

21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지고, 잠자기를 즐기는 자는 헤진 옷을 입게 될 것이다.

22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희 어머니가 늙었어도 경히 여기지 말라.

23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를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25 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





열넷째 — 음녀를 경계하라

26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하게 하라.

27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우물이라.

28 그녀는 강도처럼 매복하다가, 사람들 가운데 사악한 자들을 늘어나게 한다.





포도주를 보지 말라

29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30 술 자리에 오래 있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시험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목으로 순하게 내려가나니, 보지도 말라.

32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쏠 것이다.

33 네 눈은 이상한 것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말할 것이다.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눕는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눕는 자 같을 것이다.

35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언제 깰 것인가. 다시 술을 찾겠다.

29-35절은 구약에서 알코올 중독을 가장 문학적으로 묘사한 단락이다. 29절의 연속된 질문들이 독자를 끌어당기고, 31절에서 “보지도 말라”로 정점에 이른다. 32절의 뱀과 독사 이미지. 34절의 “바다 가운데 눕는다” — 파도에 흔들리는 감각이 술의 어지러움이다. 35절 마지막 “다시 술을 찾겠다”는 중독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3000년 전 텍스트가 중독을 이렇게 이해했다.

다음 장 — “지혜자의 말씀” 계속. 악인의 집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열다섯째 —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1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 말라.

2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생각하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3 지혜로 집이 세워지고, 명철로 굳건해지며,

4 지식으로 방들이 채워지나니,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말이다.

5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6 너는 전략으로 전쟁하라. 이기는 것은 지략이 많음에 있다.

7 지혜는 어리석은 자에게 너무 높아서, 성문에서 그는 입을 열지 못한다.





열여섯째 —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

8 악한 일을 꾀하는 자를 사람이 이름하여 사악한 자라 하리라.

9 미련한 자의 계획도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가증하다.





열일곱째 —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10 네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11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라. 사형장으로 비틀거리며 가는 자들을 놓지 말라.

12 네가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통찰하지 않겠느냐.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알지 않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겠느냐.

11-12절 — 무고한 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경고다. 고대에도 오늘날에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방관이 아니다.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은 “알지 못했다”는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이 구절은 역사 속 종교 공동체들이 학살과 박해를 외면했을 때 돌아오는 말씀이다.





열여덟째 — 꿀과 지혜

13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좋으니라. 송이꿀은 달고 네 입에 달달하니라.

14 지혜도 네 영혼에 이와 같은 줄 알라. 네가 지혜를 찾으면 장래가 있겠고, 네 희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열아홉째 — 의인의 집을 빼앗지 말라

15 악인이여, 의인의 집을 상대로 덫을 놓지 말며, 그가 쉬는 곳을 빼앗지 말라.

16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들은 재앙으로 엎드러진다.





스무째 —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라

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쓰러질 때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18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돌리실까 두려우니라.

16절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 히브리어에서 “일곱”은 완전수다. 즉, 얼마나 많이 넘어지더라도 의인은 일어난다는 뜻이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실패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17-18절은 그 이어지는 역설이다 —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원수에게서 돌리신다. 복수의 욕망이 정의를 방해한다.





스물하나째 — 행악자를 질시하지 말라

19 행악자를 질투하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20 이는 악한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스물둘째 — 왕과 하나님을 경외하라

21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라.

22 이 둘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 둘이 내리는 재앙을 누가 알겠느냐.

21-22절로 “지혜자의 말씀 서른 가지”의 주요 부분이 마무리된다. 22:17부터 여기까지, 이 서른 가지 교훈이 이집트 아멘엠오페와 놀라운 평행을 이룬다. 이 연결이 잠언을 폄하하지 않는다 — 오히려 고대 이스라엘이 이웃 문명의 지혜를 흡수하고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조적 과정을 보여준다. 지혜는 한 민족의 독점이 아니다.





지혜자의 다른 말씀

23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

24 “너는 의롭다” 하는 자는, 악인이라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25 악인을 책망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오고, 좋은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26 적절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27 네 일을 밖에서 준비하며, 밭에서 다 이루고 그 후에 집을 세우라.

28 까닭 없이 이웃을 대적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29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리라.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하지 말라.





게으른 자의 밭

30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더니,

31 찔레가 전부 자라 땅에 가득하며, 가시가 그 표면을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32 내가 이것을 보고 마음에 새기고, 보고 훈계를 받았다.

33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34 네 빈곤이 강도 같이 오고, 네 궁핍이 방패로 무장한 자같이 올 것이다.

30-34절은 24장에서 가장 영화적인 장면이다. 화자가 직접 길을 걷다가 폐허가 된 밭을 눈으로 본다. 찔레, 가시, 무너진 돌담. 그리고 33절에서 게으른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 “좀 더 자자.” 그 목소리는 잠들어 있고, 빈곤은 무장한 군인처럼 온다. 직접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라고 화자가 말한다. 6:10-11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

다음 장 —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왕의 영광은 일을 숨기는 것이요, 왕들의 영광은 일을 살피는 것이다.”




잠언 25장 —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히스기야의 편집

이 장의 첫 줄이 본문 안에 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BC 8세기 후반, 히스기야(재위 BC 715-686) 치세의 궁정 서기관들이 솔로몬의 잠언 모음을 정리했다. 이것은 잠언이 단번에 쓰인 책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인 책임을 본문 자체가 밝히는 대목이다. 25-29장 전체가 이 “히스기야 편집본”에 해당한다.

1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왕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3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

4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 그릇이 나온다.

5 왕 앞에서 악인을 없애라. 그러면 왕위가 공의로 굳건해진다.

6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이지 말고, 지위 있는 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 왕이 너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가 높이 보이는 자 앞에서 내려가라 함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2절 —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들의 영광이다.” 하나님은 감추시고 왕은 드러낸다. 신비와 통찰이 나란히 선다.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이고, 탐구는 왕의 책임이다. 잠언이 지적 탐구를 왕의 소명으로 규정하는 드문 구절이다.





이웃과의 분쟁

8 이웃과 다툰 일로 급히 고소하지 말라. 결국 이웃이 너를 창피하게 하면 어찌하겠느냐.

9 너는 이웃과 다투더라도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10 그것을 들은 자가 너를 부끄럽게 할까 두려우며, 네 허물이 끊어지지 않을까 두렵다.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 쟁반에 금 사과 같다.

12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듣는 귀에, 금 귀걸이와 정금 장식 같다.

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추수할 때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11절 — “은 쟁반에 금 사과” — 히브리어에서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논쟁이 있다. “타푸아흐(תַּפּוּחַ)”는 사과 또는 살구로 해석된다. 지중해 팔레스타인에서 사과는 희귀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살구 혹은 모과라고 본다. 그러나 “금빛 과일이 은 그릇 위에” — 시각적으로 완벽한 대비다. 적절한 말 한마디의 아름다움이 이렇다.





절제와 인내

15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는다.

16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한 만큼만 먹으라. 과식하면 토하게 된다.

17 이웃의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렵다.

18 이웃을 거슬러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날카로운 화살이다.

19 환난 날에 신실하지 못한 자를 믿는 것은, 부러진 이나 삐걱거리는 발 같다.

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같고, 쏘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20절 — 슬픔에 잠긴 사람 앞에서 억지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통찰이다. 위로에도 때와 방식이 있다. 적절하지 않은 선의는 무감각과 같다.





원수를 돌보라

21 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라.

22 그리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게 갚으시리라.

23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24 다투는 아내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지붕 한 귀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다.

25 먼 땅에서 온 좋은 소식은, 목마른 영혼에 냉수와 같다.

26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인은, 더럽혀진 샘이요, 오염된 우물이다.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명예를 찾는 것도 그러하다.

28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다.

21-22절 — 바울이 로마서 12:20에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 — 고대 근동에서 머리에 숯불 그릇을 이고 다니는 것은 회개의 표시였다는 해석이 있다. 또는 단순히 원수를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보복이 아닌 선으로 원수를 대하라는 이 윤리는 잠언이 도달한 높은 지점이다.

다음 장 — 미련한 자에 대한 날카로운 묘사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잠언 26장 —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다


미련한 자

1 여름에 눈이나 추수 때에 비가 내림 같이, 영예는 미련한 자에게 걸맞지 않다.

2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고삐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될까 함이라.

5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함이라.

4절과 5절이 직접 모순된다. “대답하지 말라 / 대답하라.” 이것은 편집 오류가 아니다. 잠언의 의도적 긴장이다. 때로는 침묵이 답이고, 때로는 반박이 답이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상황이 결정한다. 원칙이 아니라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 — 그것이 지혜다. 잠언이 규칙서가 아니라 지혜서인 이유가 여기 있다.



6 미련한 자에게 전갈을 부치는 것은, 자기 발을 찍어 손해를 보는 것이다.

7 다리를 저는 자의 다리 같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8 돌을 물매에 매어두는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도 그러하다.

9 술 취한 자의 손에 있는 가시나무 같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다.

10 활을 쏘아 모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 같이, 미련한 자와 길을 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도 그러하다.

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짓을 되풀이한다.

12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11절 — 베드로후서 2:22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간다고 하니.” 신약에서 구약 잠언을 직접 인용한 드문 사례다.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가장 생생하게 포착한 이미지로 후대 저자들이 기억했다.





게으른 자

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길에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14 문짝이 돌쩌귀를 중심으로 돌듯,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른다.

15 게으른 자는 그릇에 손을 넣어도, 입으로 다시 올리기를 싫어한다.

16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긴다.

13-16절은 게으름의 희극이다. 변명(사자), 무의미한 반복 운동(침상에서 구름), 손이 닿아도 먹지 않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가 제일 지혜롭다는 확신. 19:24에서 이미 한 번 나온 “그릇에 손을 넣어도 입으로 올리지 않는” 장면이 여기 다시 등장한다. 잠언이 이 이미지를 두 번 쓸 만큼 인상적인 묘사다.





말쟁이와 다툼

17 지나가다가 자기 것이 아닌 다툼을 참견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 같다.

18 횃불과 화살과 죽음을 사방으로 던지는 미친 사람 같이,

19 이웃을 속이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농담으로 한 것이다” 하는 자도 그러하다.

20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나니,

21 숯이 불에, 나무가 불에 타듯,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22 말쟁이의 말은 별미 같아서, 배 속 깊이 내려간다.

23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감언이설은, 은 도금을 한 토기 조각이다.

24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 가장하고, 내면에 거짓을 품는다.

25 그의 말이 친절할지라도 믿지 말라. 그의 마음에는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26 미움은 속임수로 가려지나, 그의 악은 모임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

27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그것에 치인다.

28 거짓말하는 혀는 그 해를 당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파멸을 일으킨다.

27절 — 전도서 10:8에도 “구덩이를 파는 자는 그 속에 빠진다”는 같은 이미지가 있다. 고대 지혜 문학에 공유된 격언이다. 악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응보의 원리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 26장 전체가 미련함, 게으름, 거짓말의 세 가지 인간형을 날카롭게 해부한다.

다음 장 —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웃이 직접 찬양하게 하라.




잠언 27장 —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1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2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낯선 이가 하게 하고, 자기 입술로는 말하지 말라.

3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 둘보다 더 무겁다.

4 분노는 잔인하고 격노는 범람하는 강이지만, 질투 앞에 누가 서겠느냐.

5 드러난 꾸중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6 신실한 자의 상처는 믿을 만하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과도하다.

7 배부른 자는 꿀도 발아래 여기지만, 굶주린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5절 — “드러난 꾸중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히브리어 “토카하트 메굴라(תּוֹכַחַת מְגֻלָּה)”. 표현하지 않은 사랑과 표현한 비판, 어느 쪽이 더 사랑인가. 잠언의 대답은 분명하다 — 침묵한 사랑보다 용기 있는 꾸중이 더 진실하다. 6절이 그것을 보완한다. 원수의 과장된 친절보다 친구의 아픈 정직이 믿을 만하다.





집을 떠난 사람과 친구의 무게

8 자기 집을 떠난 사람은 둥지를 떠난 새와 같다.

9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하듯, 벗의 진심 어린 충고도 그러하다.

10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재앙의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11 내 아들아, 지혜로워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웃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다.

12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는다.

13 타인을 위해 보증 선 자의 옷을 가져가라. 낯선 자를 위해 담보를 받으라.

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자는, 오히려 저주처럼 여길 것이다.

14절 — 새벽에 지나치게 요란한 인사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성가신 것이 된다. 선의도 때와 방식이 잘못되면 역효과다. 잠언은 인간관계의 이런 섬세한 부분도 놓치지 않는다.





다투는 아내와 이어지는 물방울

15 다투는 아내는 비 오는 날의 이어지는 물방울 같으니,

16 그를 제어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18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는 존귀함을 받는다.

19 물에 얼굴이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을 비춘다.

20 스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듯,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21 도가니는 은을 위하고, 풀무는 금을 위하듯, 사람은 그를 칭찬하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 히브리어 “파님(פָּנִים)” 얼굴, 표정, 정신. 마찰이 날카롭게 만든다. 편안한 관계만으로는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 도전하고 반박하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21절도 같은 맥락이다 — 칭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사람을 드러낸다.





목자의 마음으로 돌봐라

22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

23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

24 재물은 영원하지 않고, 왕관이 어찌 영구히 있겠느냐.

25 풀이 다 자라고 새싹이 보이며, 산에서 꼴이 모아지면,

26 어린 양들이 네 옷이 되며, 산 양들이 밭을 살 돈이 되며,

27 암염소의 젖이 넉넉하여 너와 네 집의 음식이 되며, 네 여종들의 음식이 되리라.

23-27절 — 목축 사회의 생활 지혜다. 양 떼를 돌보라. 밭을 돌보라. 재물은 영원하지 않지만 땅과 가축은 해마다 돌아온다. 잠언이 관념적 지혜만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농촌 경제학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락이다. 히스기야 시대 유다 왕국의 실제 생활이 이 구절들 안에 살아있다.

다음 장 — 악인은 아무도 쫓지 않아도 달아나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잠언 28장 — 악인은 달아나고 의인은 담대하다


두려움과 담대함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달아나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2 나라가 죄를 범하면 지도자가 많아지고, 슬기롭고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정된다.

3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 폭우 같다.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와 다툰다.

5 악한 자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6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가, 두 길로 가는 부자보다 낫다.

7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방탕한 자를 사귀는 자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다.

1절 —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달아난다.” 이것은 심리적 묘사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실제 추격보다 더 강력하다. 의인의 담대함과 악인의 두려움이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 상태라는 것. 27절 “악인은 스스로 쌓은 죄 때문에 달아난다”가 아니라, 그냥 달아난다 — 아무 이유 없이.





율법과 탐욕

8 이자와 복리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것을 쌓는 것이다.

9 귀를 율법에서 돌이키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

10 의인을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자기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온전한 자는 복을 받는다.

11 부자는 자기 눈에 지혜롭게 보이지만,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꿰뚫어 본다.

12 의인이 기뻐하면 영화가 크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13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14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15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굶주린 곰 같다.

16 무지한 지도자는 학대를 많이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그 날이 길리라.

17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구덩이로 달려갈 것이니, 아무도 그를 붙들지 말라.

13절 —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시편 32:3-5와 같은 경험이다. 다윗이 고백시(告白詩)에서 말한 것 — “내가 잠잠할 때 내 뼈가 쇠하였다… 내 죄를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 숨기는 것이 몸을 상하게 하고, 자복이 회복을 가져온다. 시편과 잠언이 같은 진실을 다른 장르로 말한다.





사악한 왕, 지혜로운 왕

18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굽은 두 길로 가는 자는 갑자기 넘어진다.

19 자기 밭을 가는 자는 음식이 넉넉하지만, 허망한 것을 따르는 자는 빈곤하게 된다.

20 성실한 자는 복이 많지만, 빨리 부자 되려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21 사람의 낯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빵 한 조각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2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재물을 얻으려고 급하지만, 빈곤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23 사람을 아첨하는 혀보다, 훗날에 꾸짖는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

24 아버지나 어머니의 것을 빼앗고 “죄가 아니다” 하는 자는, 멸망하게 하는 자의 동료다.

25 탐심이 있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26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27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궁핍하지 않겠지만,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28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28절 — 12절의 메아리로 28장이 닫힌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의인들이 몸을 숨긴다. 악인이 쓰러지면 의인이 드러난다. 왕정 사회에서 지도자의 성품이 공동체 전체의 생태계를 결정한다. 28장 전체가 지도자의 윤리와 백성의 운명 사이를 오간다.

다음 장 — 책망을 받지 않는 자는 갑자기 망한다. 환상이 없으면 백성은 방종해진다.




잠언 29장 —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종해진다


책망을 받지 않는 자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치유 없이, 망한다.

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한다.

3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4 왕이 정의로 나라를 굳건히 세우지만, 세금을 좋아하는 자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5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6 악인은 그 범죄로 덫에 걸리고,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7 의인은 가난한 자의 송사를 살피지만, 악인은 깨달아 알 지혜가 없다.

8 거만한 자는 성읍을 뒤흔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가라앉힌다.

9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와 다투면, 그가 노하거나 웃거나 평온을 얻지 못한다.

10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올바른 자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 한다.

1절 — “갑자기, 치유 없이”. 히브리어 “페타-이솨베르(פִּתְאֹם יִשָּׁבֵר) — 갑자기 부러지다”. 그리고 “וְאֵין מַרְפֵּא — 치료가 없다”. 잠언에서 가장 단호한 결말 선언이다.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끝은 예고 없이 온다.





환상이 없으면

11 미련한 자는 화를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뒤로 한다.

12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신하들이 다 악하다.

13 가난한 자와 강포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여호와께서 그 둘의 눈에 빛을 주신다.

14 왕이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영원히 굳건해진다.

15 채찍과 꾸중이 지혜를 주거니와, 자기 멋대로 자라는 아이는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16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지만, 의인은 그들의 멸망을 볼 것이다.

17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네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18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종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18절 — “환상이 없으면 백성이 방종해진다(אֵין חָזוֹן יִפָּרַע עָם).” 히브리어 “하존(חָזוֹן)”은 선지자적 계시, 비전, 환상이다.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흩어진다. “방종해진다(파라 — 머리카락을 풀다, 다스림을 잃다)”는 구속이 사라진 상태다. 선지자의 역할과 율법의 역할이 이 한 절에 함께 있다. 종교·정치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단이다.





종과 자유

19 종은 말로만 훈계받지 않는다. 이해는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20 말이 앞서는 자를 보았느냐.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더 희망이 있다.

21 자기 종을 어릴 때부터 응석받이로 키우면, 나중에는 자식처럼 굴게 된다.

22 화 잘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격분하는 자는 죄가 많다.

23 사람의 교만은 그를 낮추나, 겸손한 자는 영광을 얻는다.

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저주를 듣고도 증언하지 않는다.

25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26 많은 사람이 관원에게 호의를 구하지만, 사람의 정의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27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가증하고, 행실이 바른 자는 악인에게 가증하다.

25절 —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 자신을 잃는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정반대 방향에 있다. 29장은 히스기야 편집본(25-29장)의 마지막 장이다. 왕과 의인과 가난한 자와 종이 모두 지나갔다. 27절의 마지막 — 의인과 악인은 서로를 미워한다. 공존하지만 화해하지 않는다. 잠언이 도달한 냉정한 현실이다.

다음 장 —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 이방인의 목소리로 가장 진솔한 기도가 시작된다. “내가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말게 하소서.”




잠언 30장 — 독수리와 뱀과 배와 사랑


아굴의 말 — 이방인의 고백

야게(Jakeh)의 아들 아굴(Agur).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맛사(Massa)” 출신이라는 표제가 붙는데, 맛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사는 아라비아 지역이다(창세기 25:14). 잠언 안에 이방인의 목소리가 있다. 그것이 정경 안에 보존되었다 — 지혜가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처럼.

1 야게의 아들 아굴의 말이라. 이 사람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한 말씀이다.

2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짐승 같고, 사람의 총명도 내게 없다.

3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않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그 손에 쥔 자가 누구인가. 물을 옷에 싸맨 자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느냐.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수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

6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쟁이가 될까 두렵다.”

2-4절은 구약에서 가장 겸손한 자기 소개다. 아굴은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한다. 그 고백 안에서 묻는다 —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는가. 누가 바람을 쥐었는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질문이 대답보다 크다. 욥기와 같은 정신이다 — 모른다는 고백이 진짜 지혜의 시작이다. 4절의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는 후대 기독교 독자들이 특히 주목한 구절이다.





진심의 기도

7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옵나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소서.

8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9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거나,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8-9절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균형 잡힌 기도다. 부도 가난도 아닌 “필요한 양식(레헴 후키 — 내 몫의 빵)”. 풍요의 위험(하나님을 잊음)과 빈곤의 위험(도둑질)을 동시에 본다. 아굴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이 기도를 더 놀랍게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 균형을 구했다.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와 신학적 기반이 같다.





사회의 악

10 종을 그 상전에게 악담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네가 해를 당할까 두렵다.

11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

12 스스로 깨끗하다 하면서도, 더러움을 씻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

13 눈이 높고, 눈꺼풀이 올라간 종류의 사람이 있다.

14 칼로 이를 가지고, 삿갓날 같은 어금니를 가진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들 가운데서 삼키는 자들이다.

11-14절 — 네 가지 인간 유형. 부모를 저주하는 자, 자기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는 자, 교만한 눈을 가진 자,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 “종류(도르 — 세대, 족속)”라는 단어가 반복된다.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유형이다. 역사 속에 반복되는 인간의 패턴.





거머리의 두 딸

15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셋이요, “넉넉하다” 하지 않는 것이 넷이 있으니,

16 스올과 임신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만족하지 않는 땅과, “넉넉하다” 하지 않는 불이다.

15-16절 — 잠언에서 가장 기이한 이미지다. 거머리의 두 딸이 외친다 “다오, 다오.” 그리고 네 가지 “족함이 없는 것들” — 스올(저승), 불임의 자궁, 물에 굶주린 땅, 불. 이것들은 채울 수 없다. 욕망의 본질은 만족이 없다는 것. 잠언이 가장 시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탐욕을 묘사한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넷

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고, 독수리가 먹을 것이다.

18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셋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넷이 있으니,

19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길, 뱀이 반석 위로 기어가는 길, 배가 바다 한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남자가 처녀와 함께하는 길이다.

20 음녀의 길도 그러하다. 그는 먹고 나서 입을 닦으며,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18-19절은 잠언 30장에서, 아니 잠언 전체에서 가장 시적인 구절이다. 아굴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나열한다. 독수리의 비행 경로, 뱀이 바위를 미끄러지는 방식, 바다 한가운데의 배, 남녀의 사랑. 이 넷의 공통점은 —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독수리가 지나간 하늘, 뱀이 기어간 바위, 파도에 지워진 항적, 사랑의 기억.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지만 가장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다. 모르는 것을 아름다움으로 고백하는 것 — 그것이 아굴의 지혜다.





세상을 뒤흔드는 것이 넷

21 세 가지로 말미암아 땅이 흔들리며, 네 가지로 말미암아 땅이 감당하지 못하나니,

22 종이 왕이 되는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가 부를 것과,

23 미움 받는 여인이 출가하는 것과, 여종이 그 여주인을 쫓아내는 것이다.





작은 것들의 지혜

24 땅에 작은 것이 넷이 있지만 가장 지혜롭다.

25 개미는 힘이 없는 족속이어도,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며,

26 사반(바위너구리 · hyrax)은 힘이 없는 족속이어도, 바위 위에 집을 만들며,

27 메뚜기는 왕이 없어도, 무리가 함께 나아가며,

28 도마뱀은 손으로 잡을 수 있어도, 왕의 궁전에 있다.

24-28절 — 아굴의 자연 신학이다. 작은 것들에서 배운다. 개미는 미래를 준비하고, 사반은 자기 한계 안에서 집을 짓고, 메뚜기는 지도자 없이도 함께 움직이고, 도마뱀은 작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잠언이 거대한 원칙보다 작은 생물에서 지혜를 찾는 순간이다. 6:6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한 것의 확장이다.





위엄 있는 것이 넷

29 위엄 있게 다니는 것이 셋이요, 잘 걷는 것이 넷이 있으니,

30 짐승 가운데 가장 강하고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31 빠르게 달리는 군마와, 염소와,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있는 왕이다.





마지막 경고

32 만약 네가 스스로 높여 미련한 짓을 했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으라.

33 젖을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고,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온다.

33절 — 30장의 마지막이 이 구체적 비유들의 연쇄로 끝난다. 젖, 코, 노(怒). 인과관계는 자연 현상처럼 작동한다. 특정 원인은 특정 결과를 낳는다. 노를 자극하면 다툼이 나온다 — 물리학처럼. 아굴이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겸손으로 시작해, “이것은 안다”는 인과의 법칙으로 끝난다. 알 수 없는 것과 알 수 있는 것, 둘 다를 아는 것이 지혜다.

다음 장 —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친 말. 그리고 잠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현숙한 여인” — 스물두 행의 알파벳 두운 시.




잠언 31장 — 어머니의 가르침과 현숙한 여인


르무엘 왕의 어머니

르무엘(Lemuel)은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30장의 아굴처럼 맛사(Massa) 출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장의 표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이 잠언 전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잠언은 1장에서 “아버지의 권면”으로 시작해, 31장에서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끝난다. 지혜 전수의 양성성. 아버지가 열었고, 어머니가 닫는다.

1 르무엘 왕의 말씀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것이라.

2 “내 아들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 태의 아들아,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무슨 말을 하겠느냐.

3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네 길을 주지 말라.

4 르무엘아, 왕들에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통치자들이 독주를 찾는 것도 그러하니,

5 그것을 마시다가 법령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권리를 빼앗을까 두렵다.

6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쓴 포도주는 마음에 번뇌가 있는 자에게 주라.

7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을 잊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겠다.

8 너는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해 입을 열며, 모든 고독한 자들의 소송을 위해 변호하라.

9 입을 열어 공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8-9절 — 어머니가 아들 왕에게 가르치는 마지막이다. 포도주를 삼가라는 것은 서론이었다. 핵심은 여기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 입을 열라. 왕의 입이 무기가 되어야 할 대상이 약자다. 잠언이 권력자에게 권력을 어떻게 쓰라고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구절 중 하나다.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가르쳤다.





현숙한 여인 — 알파벳 두운 시

10-3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스물두 자 순서로 각 행이 시작하는 두운 시(acrostic)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א)부터 타우(ת)까지 — 이것은 시편 119편이 쓴 것과 같은 기법이다. 완전성의 표현이다.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담는다. “에쉐트 하일(אֵשֶׁת חַיִל)” — 직역하면 “힘(하일)의 여인”. 개역성경은 “현숙한 여인”으로 옮겼지만, “능력 있는 여인”, “용감한 여인”이 더 가깝다. 룻기 3:11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에쉐트 하일”이라고 부른다. 정통 유대 가정에서 이 시는 매주 안식일 저녁, 남편이 아내에게 낭독한다.



10 — 알레프(א) 능력 있는 여인을 누가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훨씬 더하다.

11 — 베트(ב) 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으니, 이익을 얻는 일이 부족하지 않다.

12 — 기멜(ג) 그는 살아 있는 모든 날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13 — 달레트(ד)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14 — 헤(ה) 그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멀리서 양식을 가져온다.

15 — 바브(ו)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 준다.

16 — 자인(ז) 밭을 살펴보고 사들이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는다.

17 — 헤트(ח)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

18 — 테트(ט)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알고, 밤이 되어도 그 등불을 끄지 않는다.

19 — 요드(י) 손을 들어 물레질하고, 손가락으로 실을 잡는다.

20 — 카프(כ)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고, 궁핍한 자에게 팔을 내민다.

21 — 라메드(ל) 눈이 와도 집안을 위해 두려워하지 않으니,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붉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22 — 멤(מ) 그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23 — 눈(נ) 그 남편은 성문에서 알려지는 자이며,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

24 — 사멕(ס) 그는 베를 만들어 팔고, 상인들에게 띠를 공급한다.

25 — 아인(ע) 능력과 존귀가 그의 옷이고, 후일을 여유 있게 웃는다.

26 — 페(פ) 그는 지혜로운 말을 입에 담고, 인자한 법도가 그 혀 위에 있다.

27 — 차디크(צ) 자기 집안일을 살피고, 게으름의 떡을 먹지 않는다.

28 — 코프(ק)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 그를 복된 자라 하고, 그의 남편도 그를 칭찬하기를,

29 — 레쉬(ר)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를 능가합니다.”

30 — 신(ש)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찬양을 받는다.

31 — 타우(ת)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오게 하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찬양을 받으라.

잠언의 마지막 장이 이 여인으로 끝난다. 스물두 행의 알파벳 시는 알레프에서 타우까지 — 시작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은 완전한 묘사다. 이 여인은 일하고, 거래하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돌본다. 그 모든 것의 근거가 30절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잠언 1:7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열었다. 31장에서 그 여인이 살아있는 지혜로 등장하며 닫힌다. 처음과 끝이 같은 문장이다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의 구조 — 아버지의 권면(1-9장)으로 열고, 솔로몬의 잠언들(10-29장)이 흐르고, 아굴의 이방인 고백(30장)이 흔들고, 어머니의 가르침과 현숙한 여인(31장)으로 닫힌다. 욥기와 전도서가 옆에서 이 단순한 인과응보를 흔들고 있다. 세 책이 같은 정경 안에서 대화한다. 쉬운 답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도 지혜다.


[image: 전도서 표지]








전도서

해 아래 새것이 없다 — 전도자(코헬렛)의 회의 노트.




전도서 조망

전도서는 자신을 ‘코헬렛’(모인 자들의 교사)이라 부르는 자의 기록이다. 부와 지혜와 쾌락과 일을 두루 시험한 끝에 ‘헤벨’(헛된 숨)이라는 결론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결말은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다. 욥기·잠언과 함께 지혜 문학의 세 정점.


전체 · 전도서 (1~12장)

헤벨의 12장




전도서 1장 — 헛되고 헛되다


선언

1 전도자(Qohelet · ㉸ 코헬렛)의 말이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다윗의 아들이다.

‘전도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헬렛(קֹהֶלֶת)은 ’모인 자들에게 말하는 사람’, 곧 교사 혹은 설교자를 뜻한다. 여성형 분사지만 남성 주어로 쓰인다 — 히브리 문학에서 드문 형태다. 이 책은 스스로를 솔로몬과 동일시하지만, 학자들 대다수는 페르시아 시대(기원전 5~4세기) 이후 작품으로 본다. 본문 안에 페르시아어 외래어가 여럿 포함된 것이 언어학적 단서다.

2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הֶבֶל)은 본래 ’입김’, ‘증기’, ’숨결’이다. 눈에 보이는 순간 사라지는 것. 불잡으려 하면 없는 것. 이 단어가 전도서 전체에 38회 등장한다. 가장 농도 높은 신학 언어가 가장 물리적인 단어에서 온다.





해 아래에서

3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한가?

4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땅은 영원히 있다.

5 해도 떠오르고 해도 지며, 그 곳으로 서둘러 돌아가고, 거기서 또 떠오른다.

6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빙빙 돌고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

7 모든 강은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돌아가서 다시 흐른다.

8 모든 말이 피곤하다. 사람이 다 말할 수가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해 아래(תַּחַת הַשֶּׁמֶשׁ — 타하트 하셰메쉬)’는 코헬렛의 핵심 표현으로 이 책에 29회 등장한다.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 — 하늘 위를 보지 못하는 존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자연의 순환이 아름다우면서도 피곤한 이유는 그것이 어디에도 닿지 않기 때문이다.





새것은 없다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니, 해 아래에는 새것이 없다.

10 무엇을 가리켜 ’이것이 새것이다’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세대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11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올 세대도 그들 다음에 올 자들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기억의 소멸은 헤벨의 가장 쓴 형태다. 살아 움직였던 자들이 흔적 없이 지워진다는 것. 코헬렛은 불멸을 약속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본다.





지혜를 시험하다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3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지혜로 궁구하고 탐구하기로 마음을 다하였다.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인생에게 주시어 수고하게 하셨다.

14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보라, 모두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רְעוּת רוּחַ)’은 전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다. 히브리어 직역으로는 ’바람을 먹음’, 또는 ‘바람을 치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수고. 코헬렛은 이것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한다.

15 “굽은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은 셀 수가 없다.”

16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모든 자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경험하였다.”

17 내가 마음을 다해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침과 어리석음도 알고자 했더니, 이것도 바람 잡는 것임을 알았다.

18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한다.”

1장의 마지막 절은 일반 지혜 전통과 정반대다. 잠언은 지혜를 권한다. 코헬렛은 지혜도 결국 아픈 것임을 말한다. 이 긴장이 전도서와 잠언이 정경 안에서 나누는 대화다.



다음 장 — 전도자는 지혜를 넘어 쾌락을 시험한다. 집을 짓고 포도원을 만들며 재산을 쌓는다. 그리고 그 끝에 내린 결론은 하나다.




전도서 2장 — 가지고 보니 헛되다


쾌락을 시험하다

1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즐거움으로 너를 시험하리라. 좋은 것을 누려라.” 그런데 보라, 이것도 헛되었다.

2 웃음에 대해 말하면 그것은 미침이고, 기쁨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3 나는 내 마음으로 내 몸에 술로 즐겁게 하면서도 지혜로 이끌고자 했다. 또 어리석음을 가지려 했다. 하늘 아래서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무슨 것이 그들에게 좋은지 보기 위하여.





큰 일들을 이루다

4 나는 큰 일을 이루었다. 나를 위해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들을 만들었다.

5 나를 위해 동산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었다.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들을 심었다.

6 나를 위해 못들을 만들었다. 나무가 자라는 숲에 물을 대기 위해서.

7 남종들과 여종들을 샀다. 나에게는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있었다. 소 떼와 양 떼도 많았다.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모든 자보다 많았다.

8 나는 은과 금도, 왕들의 보물과 지방들의 보물도 모았다. 남녀 가수들도 거느렸다. 사람의 아들들의 즐거움인 후궁들도 많이 두었다.

9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있었던 모든 자보다 더 크게 되었다. 내 지혜도 여전히 나와 함께했다.

10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막지 않았다. 내 마음이 무슨 기쁨을 원하든 금하지 않았다. 이는 내 마음이 모든 수고를 기뻐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얻은 몫이었다.

11 그런데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그 수고를 돌아보았더니, 보라, 모두 헛되며 바람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에는 유익이 없었다.

코헬렛이 나열하는 목록은 솔로몬의 궁정을 그린 열왕기상 4~10장과 겹친다. 이 책이 스스로 솔로몬의 자리에서 말하는 장치다. 그러나 결론은 역설적이다. 솔로몬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말한다 — 다 헛되다. 그것이 이 선언의 무게다.





지혜와 어리석음

12 나는 돌이켜 지혜와 미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왕의 뒤를 이을 자가 무엇을 하겠는가? 이미 한 일을 할 뿐이다.

13 내가 보니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유익하다. 빛이 어둠보다 유익한 것처럼.

14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 머리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걷는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같은 일이 닥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15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어리석은 자에게 닥친 것이 내게도 닥칠 텐데, 나는 왜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가?”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것도 헛되다.”

16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와 함께 영원한 기억이 없다. 다가오는 날들에는 이미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잊혀진다. 슬프다, 지혜로운 자도 어리석은 자처럼 죽는다.

죽음의 평등은 코헬렛의 핵심 논거다. 지혜가 삶을 낫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지혜와 어리석음은 같은 자리에 선다. 이 냉정함이 전도서를 잠언과 갈라놓는다.





수고의 열매

17 그래서 나는 삶을 미워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는 고통스러웠다.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 잡는 것이었다.

18 나는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했다.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19 그 사람이 지혜로울지, 어리석을지 —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해 아래서 내가 수고하고 지혜를 써서 한 모든 일을 그가 맡을 것이다. 이것도 헛되다.

20 그래서 나는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 마음을 돌이켜 절망했다.

21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능으로 수고했더니 그 열매를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것도 헛되며 큰 악이다.

22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의 고통으로 사람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23 그의 날들이 온통 고통이고, 그의 일이 번민이다.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한다. 이것도 헛되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신의 수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25 누가 먹고 누가 즐길 수 있는가 — 나 밖에 없다.

26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수고함을 주셔서 그가 쌓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 이것도 헛되며 바람 잡는 것이다.

2장의 결론은 역설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 다음에 오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코헬렛은 삶을 버리지 않는다. 해 아래서 주어진 것을 누리라고 말한다. 이 짧은 실용적 권고는 3, 5, 8, 9장에도 반복된다. 전도서의 ’헛되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현실주의다.



다음 장 — 범사에 기한이 있다. 28쌍의 때.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가 온다.




전도서 3장 — 모든 것에 때가 있다


28쌍의 때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3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5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6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7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 시는 기원전 3~4세기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1965년 미국의 포크 록 밴드 더 버즈(The Byrds)가 「Turn! Turn! Turn!」이라는 곡의 가사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썼다. 성경 본문이 팝 음악 차트 1위를 기록한 유일한 사례다. 작곡가 피트 시거(Pete Seeger)는 “이 노래는 내 작품 중 단 6개의 단어만 직접 쓴 것”이라고 말했다. 6개의 단어는 “I swear it’s not too late(아직 늦지 않았다고 맹세한다)”.





때를 아는 것

9 “일하는 자가 수고한 것으로 무슨 이득이 있는가?

10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고를 주어 그것으로 자신을 바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또한 영원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일을 헤아릴 수 없다.

12 나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살면서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13 그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수고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11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조용히 폭발하는 절이다. ‘영원을 마음에 두셨다’ — 히브리어 ’올람(עֹלָם)’은 시간의 무한함이다. 유한한 피조물 안에 무한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해 아래의 것들이 늘 모자라게 느껴진다. 코헬렛은 이것을 결핍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 조건의 구조로 말한다.





하나님의 일

14 “나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영원히 있을 줄을 알았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도록 하심이다.

15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신다.”





불의, 그리고 죽음

16 또 내가 해 아래서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17 내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행사는 때가 있다.”

18 나는 사람의 아들들에 대해 마음속으로 말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들이 짐승에 불과함을 스스로 보게 하려 함이다.”

19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도 닥치니, 하나의 일이 그들 모두에게 닥친다. 이것이 저것처럼 죽고, 그것이 이것처럼 죽는다. 모두 하나의 숨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20 모두 한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왔고 모두 흙으로 돌아간다.

21 누가 사람의 영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아는가?

코헬렛은 영혼 불멸을 단언하지 않는다.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이 솔직함이 구약 본문 안에서 유독 두드러진다. 다른 곳에서 확신하는 것을 이 책은 의문으로 남겨둔다. 학자들은 이를 코헬렛의 핵심 기여로 꼽는다 — 성경 안의 회의주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22 “그러므로 내가 보니, 사람이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외에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할 자가 있겠는가?”

3장의 문 닫음은 주어진 몫(히브리어 헬레크, חֵלֶק)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 여기, 내 손에 있는 것.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다면, 현재를 살라. 이것이 코헬렛이 도달하는 실천이다.



다음 장 — 학대받는 자들, 홀로 일하는 자, 그리고 왕들. 코헬렛은 사회를 향해 눈을 돌린다.




전도서 4장 — 홀로보다 둘이


학대받는 자들

1 나는 다시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다. 그들에게는 위로하는 자가 없다.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력이 있다. 그들에게는 위로하는 자가 없다.

2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이미 죽은 자들을 더 행복하다 했고,

3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를 더 낫다고 했다.

1절의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구절이 두 번 반복된다. 학대받는 쪽에도, 학대하는 쪽에도. 코헬렛에게 학대는 단순히 악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의 부재 문제다. 권력이 있는 자도, 눈물 흘리는 자도 모두 위로 없이 서 있다. 이 대칭이 섬뜩하다.





수고의 이유

4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탁월한 일들을 보았더니, 그것은 사람이 이웃에게 시기 받는 것이었다. 이것도 헛되며 바람 잡는 것이다.

5 어리석은 자는 손을 잡고 자신의 살을 먹는다.

6 한 손의 편안함이 두 손 가득한 수고와 바람 잡는 것보다 낫다.

5절의 ’자신의 살을 먹는다’는 관용 표현 — 게으름으로 자기를 망가뜨린다는 뜻이다. 6절은 균형을 이야기한다. 많이 가진 채 불안한 것보다, 조금 가진 채 평안한 것이 낫다. 코헬렛은 근면을 권하지도, 게으름을 권하지도 않는다. 다만 ’충분함’을 말한다.





혼자보다 둘이

7 나는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8 혼자이고 동무도 없는 자가 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런데 그의 모든 수고에 끝이 없다. 그의 눈은 부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영혼을 즐거움에서 빼앗고 있는가?” 이것도 헛되며 힘든 일이다.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다.

10 넘어지면 한 사람이 그 동무를 일으킨다. 그러나 혼자인 자는 슬프다.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자가 없다.

11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이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12 혼자이면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지만, 둘이면 그를 대적할 수 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9~12절은 오늘날에도 결혼식과 공동체 서약에서 자주 인용된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혼자 사는 것은 생존 전략으로도 불리했다. 코헬렛의 ’둘이 낫다’는 윤리적 선언이기 이전에 생존의 관찰이다. 그러나 그 관찰이 결국 다른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정직하게 말해 준다.





왕의 무상함

13 더 이상 충고를 받지 않는 늙은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이 낫다.

14 청년은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기도 한다.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15 내가 해 아래를 걸어 다니는 모든 산 자들이 그 청년, 그 왕의 뒤에 설 것을 보았다.

16 그의 앞에 선 모든 백성이 끝이 없었다. 그러나 다음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헛되며 바람 잡는 것이다.

14~16절은 요셉의 이야기를 연상시킨다 — 감옥에서 나와 통치자가 된 히브리 청년. 코헬렛은 그 성공 이야기에 뒤를 잇는다. 그 위대한 왕도 결국 잊혀진다. 백성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의 이름은 사라진다.



다음 장 — 성전에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원과 말. 말이 많으면 어리석다.




전도서 5장 —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성전에서

1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네 발을 조심해라. 가서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지도 모른다.

2 하나님 앞에서 말을 급하게 하지 마라. 마음으로 말을 쏟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네 말을 적게 해야 한다.

3 일이 많으면 꿈이 오듯이,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온다.

1절의 ’발을 조심해라’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전 입장은 정결 의례를 포함했다. 쑤메르 찬가들에도 ’성전에 들어갈 때 준비하라’는 구절이 있다. 코헬렛은 그 준비의 핵심이 ’듣는 것’이라고 말한다. 종교 행위보다 주의 깊은 경청.





서원

4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서원한 것을 갚아라.

5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6 네 입이 네 몸을 죄짓게 하지 마라. 천사 앞에서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하여 하나님이 네 목소리에 노하셔서 네 손의 일을 멸하시게 하겠는가?

7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도 많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서원(נֶדֶר — 네데르) 규정은 신명기 23:21~23에도 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미루지 마라.” 그러나 코헬렛의 강조점은 법률적 규정이 아니라 말의 무게다. 말을 적게 하라. 말보다 행동이 먼저다.





부의 무상함

8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와 공의를 빼앗는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지키고 있고, 그들 위에 더 높은 자들이 있다.

9 땅의 유익은 모든 것을 위한 것이다. 왕도 밭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

10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도 헛되다.

11 재물이 많아지면 먹는 자도 많아진다. 그것의 주인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12 일하는 자의 잠은 먹는 것이 적든 많든 달다. 그러나 부자는 배부름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한다.

12절은 현대어로 다시 써도 그대로 통한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 것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룬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부와 오늘의 부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관찰이다.

13 나는 해 아래서 큰 악을 보았다. 주인이 해롭게도 재물을 쌓아 두는 것.

14 그 재물이 나쁜 일로 인해 없어진다.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15 어머니 배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온 것처럼 가게 된다. 자신의 수고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16 이것도 큰 악이다. 온 것처럼 가게 된다. 바람 아래 수고한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17 그 모든 날을 어둠 속에서 먹고, 슬픔과 병과 분노가 많다.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

18 보라, 내가 좋게 본 것은 이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해 아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날들 동안 먹고 마시며 자신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에서 좋은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19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재물과 부를 주시고, 그것을 먹을 능력을 주시며, 자신의 몫을 가져가고 자신의 수고에 기뻐하게 하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20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의 날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응하시기 때문이다.

5장의 끝은 2장처럼 ’주어진 것을 누리라’로 돌아온다. 코헬렛의 반복적 결론 — 헛된 것들 가운데 살면서도 오늘 주어진 것에 기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이다.



다음 장 — 부를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 더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전도서 6장 — 누리지 못하는 부


부를 가졌으나 즐기지 못하다

1 해 아래서 내가 본 악이 있다. 그것이 사람에게 무겁게 짓누른다.

2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와 존귀를 받았다. 그의 마음이 원하는 것 중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누릴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낯선 사람이 그것을 즐긴다. 이것은 헛되며 나쁜 병이다.

3 사람이 백 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 산다 해도, 그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의 장례가 없다면, 나는 말하겠다. 유산 — 그것이 태어나지 못한 아이보다 낫다.

4 왜냐하면 그것은 헛되이 왔다가 어둠 속으로 가며, 그 이름이 어둠으로 덮이기 때문이다.

5 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으나, 이것이 저것보다 쉬는 것이 많다.

6 그가 이천 년을 산다 해도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2절의 ‘누릴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는 히브리어 직역으로 ’그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 먹는 것이 코헬렛에게 단순한 식사가 아니다 — 삶에 참여하는 것, 존재하는 것의 근거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6장의 악이다.





인간의 욕망

7 사람의 모든 수고는 그의 입을 위한 것이지만, 그의 영혼은 가득 차지 않는다.

8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가 산 자들 앞에서 걷는 것을 알면서 무슨 유익이 있는가?

9 눈으로 보는 것이 욕망이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헛되며 바람 잡는 것이다.

’욕망이 헤매는 것(הֲלָךְ נֶפֶשׁ)’은 직역하면 ’영혼이 떠도는 것’이다. 실제로 가진 것을 보는 눈보다, 항상 더 멀리 있는 것을 향해 떠도는 욕망. 코헬렛은 볼 수 있는 것을 가지라고 말한다. 지금, 여기.





알 수 없는 것들

10 이미 있는 것은 그 이름이 불려졌다.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다. 자신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11 말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아진다.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12 그림자처럼 허무하게 보내는 그의 헛된 삶의 날들에,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 아는 자가 누구인가? 해 아래서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에게 알릴 자가 누구인가?

12절은 전도서 전반부의 핵심 질문을 압축한다. 두 가지를 모른다 — 지금 무엇이 좋은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이 이중의 무지가 해 아래 인간의 조건이다. 코헬렛은 이 앞에서 소리 지르거나 체념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한다.



다음 장 — 지혜로운 자의 격언 모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전도서 7장 — 끝이 시작보다 낫다


격언들

1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2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상갓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는 죽음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다.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

3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얼굴의 슬픔이 마음을 좋게 한다.

4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상갓집에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즐거움의 집에 있다.

5 지혜로운 자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6 어리석은 자의 웃음 소리는 솥 아래서 타는 가시덤불 소리 같다. 이것도 헛되다.

1절의 기름(향유)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그보다 좋은 이름 — 사람들이 기억하는 성품. 그리고 그 이름보다 죽는 날이 낫다는 역설이 이어진다. 이 책의 시작에서 이미 제시된 관점이다 — 죽음이 완성이다.





끝과 인내

7 압제는 지혜로운 자를 미치게 하고, 뇌물은 마음을 망친다.

8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9 마음으로 급하게 노하지 마라. 노함은 어리석은 자의 품에 있다.

10 “왜 옛날이 더 좋았는가”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물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향수는 코헬렛에게 지혜가 아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 지나간 것에 매달리는 것이다. 지금이 어렵다고 해서 과거가 더 나았다는 보장은 없다. 이 격언은 기원전의 것이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이다.





지혜의 한계

11 지혜는 재산과 함께하면 좋다. 해 아래서 사는 자들에게 유익하다.

12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 — 그러나 지식의 유익은 지혜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다.

13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그가 굽게 한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는가?

14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나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만드셨으니, 사람이 자신의 뒤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지 못하게 하셨다.





지나친 의인, 지나친 악인

15 내 헛된 날들에 나는 다 보았다. 의로운 자가 의로움으로 멸망하고, 악인이 악으로 장수한다.

16 너무 의롭게 되지 마라. 너무 지혜롭게 되지 마라. 왜 스스로를 망가뜨리겠는가?

17 너무 악하게 되지 마라. 어리석게 되지 마라. 왜 네 때가 아닌데 죽겠는가?

18 이것을 붙들고 저것도 놓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피할 것이다.

15~18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단락이다. “너무 의롭지 마라”는 위선에 대한 경고이거나, 자기 의에 대한 경계다. 코헬렛은 선행 자체를 막는 게 아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자기 확신이 사람을 망가뜨린다고 말한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루는 같은 문제를 훨씬 먼저 날카롭게 짚는다.





지혜의 힘, 지혜의 한계

19 지혜는 성 안에 있는 열 명의 통치자보다 지혜로운 자를 강하게 한다.

20 선만 행하고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없다.

21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마라. 종이 너를 저주한다 해도.

22 네 마음도 알고 있다. 네가 남을 여러 번 저주했음을.

23 내가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시험했다. 나는 “지혜로워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서 멀었다.

24 멀고 깊은 것은 무엇인가? 누가 찾을 수 있겠는가?

23~24절은 7장의 핵심 돌아섬이다. 지혜를 추구하던 코헬렛이 인정한다 — 지혜 자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헤벨’과 마찬가지로, 지혜도 잡으려 하면 멀어진다. 이 인식이 코헬렛을 단순한 지혜 교사가 아닌 지혜의 비판자로 만드는 지점이다.





여성에 대한 쓴 관찰

25 나는 돌이켜 내 마음을 알고 탐구하고 지혜를 찾고 이치를 구하며, 어리석음이 악하고 미침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고자 했다.

26 나는 죽음보다 쓴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마음이 올무와 그물인 여인, 그녀의 손이 쇠사슬인 여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피하겠지만,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힐 것이다.

27 “보라,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고 전도자가 말하노라. 하나씩 하나씩 더하여 이치를 찾으며.

28 아직도 내 영혼이 찾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천 명 가운데 남자 한 명을 찾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자 한 명도 찾지 못했다.

29 보라, 다만 이것은 발견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르게 만드셨는데, 그들은 많은 꾀를 찾는다.

26~28절은 전도서에서 학자들이 가장 논쟁하는 단락이다. 표면적으로 여성 혐오적으로 읽히지만, 코헬렛이 잠언 7장의 ‘낯선 여인’ 전통을 반영한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 다른 학자들은 페르시아 시대 궁중의 구체적 경험을 반영하다고 본다. 어느 해석도 단정할 수 없다. 29절에서 문제는 여성이 아니라 ‘많은 꾀를 찾는’ 인간 전체라는 점이 전환점이다.



다음 장 — 왕 앞에서의 지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형통하지 않는 세상의 수수께끼.




전도서 8장 —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왕 앞에서

1 지혜로운 자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사물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굳은 얼굴이 변한다.

2 나는 말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으로 인해.

3 그의 앞에서 급하게 물러나지 마라. 악한 일에 고집부리지 마라. 이는 그가 무엇이든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4 왕의 말이 힘이 있으니, 누가 그에게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말할 자가 있겠는가?

5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로운 일을 알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안다.

6 모든 목적에는 때와 판단이 있다. 사람의 재앙이 그에게 크기 때문이다.

7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자가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그에게 알릴 자가 없다.

8 바람을 다스려 바람을 가두는 사람이 없다. 죽는 날을 다스리는 권한이 없다. 전쟁에서 쉬는 것이 없다. 악은 그것을 행하는 자를 보내지 않는다.

8절에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네 가지가 나열된다 — 바람, 죽음, 전쟁, 악. 권력이 있어도 이것들 앞에서는 왕도 무력하다. 코헬렛이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도 왕의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는 구조다.





악인이 형통함

9 이 모든 것을 나는 보았고,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마음을 기울였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도록 다스리는 때가 있다.

10 그때에 나는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 드나들며, 옳은 일을 행하는 성읍 안에서 칭찬을 받았다. 이것도 헛되다.

11 악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즉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가득 찼다.

12 죄인이 백 번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살지만, 나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이 있을 것임을 안다.

13 악인에게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다.

14 땅 위에 헛된 것이 있다. 의인들에게 악인들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악인들에게 의인들에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말하노라. 이것도 헛되다.

11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법학적이고 사회적인 관찰이다. 처벌이 즉각적이지 않으면 억제력이 무너진다. 코헬렛은 신정론(의로운 하나님이 악을 왜 방치하는가)을 해결하지 않는다. 다만 관찰한다. 그 정직함이 이 책의 힘이다.





그래도 먹고 마시라

15 그러므로 나는 기쁨을 칭찬한다. 이는 사람이 해 아래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 외에 다른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 아래서 사람에게 주신 삶의 날들의 수고에 동반될 것이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

16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고, 땅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고자 — 밤낮으로 눈으로 잠을 자지 않는 자들을 — 마음을 기울였을 때,

17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서 찾으려 해도 찾아내지 못한다.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말해도, 그는 찾아낼 수 없다.

17절은 코헬렛의 인식론적 결론이다. ’안다’고 말하는 자도 실은 알지 못한다. 이것이 7:23~24에서 시작된 생각의 완성이다. 지혜의 한계는 지혜로운 자도 피할 수 없다. 이 한계 인식이 하나님 경외의 출발점이다.



다음 장 —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음 앞의 현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을 살라.




전도서 9장 —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모두에게 같은 운명

1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어 이 모든 것을 살폈다. 의인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은 사랑과 미움을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그들 앞에 있다.

2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같이 일어난다.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정결한 자에게도 부정한 자에게도, 제사드리는 자에게도 드리지 않는 자에게도. 선한 자가 죄인처럼, 맹세하는 자가 맹세를 두려워하는 자처럼 된다.

3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악하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운명이 있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음이 그 삶에 있다. 그리고 그 후에 — 죽은 자들에게로.

4 그러나 산 자와 함께 있는 모든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5 산 자들은 죽는다는 것을 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더 이상 상급도 없다. 그들의 기억은 잊혀진다.

6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이미 없어졌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에 그들은 다시는 몫이 없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 코헬렛의 가장 날카로운 경구다. 고대 근동에서 개는 경멸받는 동물이었다. 사자는 왕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죽어있는 왕의 상징보다 살아있는 경멸받는 개가 낫다. 존재 자체가 위계보다 먼저다. 이것이 코헬렛의 생명 신학이다.





오늘을 살라

7 가서 기쁜 마음으로 네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은 이미 네 일을 기뻐하신다.

8 항상 흰 옷을 입어라. 네 머리에 기름이 모자라지 않게 해라.

9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삶을 즐겨라. 네 헛된 삶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그 헛된 날들 동안. 이것이 삶에서 네 몫이고, 해 아래서 네가 하는 수고에서의 네 몫이다.

10 네 손이 하는 일은 무엇이나 네 힘을 다해 해라. 네가 가게 될 스올에는 일도, 꾀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7~10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따뜻한 단락이다. ‘흰 옷’과 ’머리의 기름’은 잔치와 기쁨의 상징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 관계가 해 아래의 가장 구체적 선물로 명명된다. 코헬렛의 헛됨 선언은 허무주의가 아님을 이 단락이 증명한다. 헛된 것 안에서 잔치를 차리라.





우연과 때

11 나는 다시 해 아래서 보았다. 빠른 자가 경주에서 이기지 못하고, 강한 자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며, 지혜로운 자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명철한 자가 부를 얻지 못하고, 지식 있는 자가 은혜를 얻지 못한다. 때와 우연이 그들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12 사람은 자신의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올가미에 걸리듯, 사람의 아들들도 악한 때가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면 그와 같이 된다.

11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격언 중 하나다. 빠름이 이김을 보장하지 않는다. 강함이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지식이 풍요를 보장하지 않는다. 코헬렛은 노력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노력과 결과 사이의 자동적 연결에 의문을 단다. 이것이 잠언의 단순한 인과율에 대한 정직한 반론이다.





지혜로운 가난한 자

13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았는데, 내게는 크게 보였다.

14 작은 성읍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적었다. 큰 왕이 그 성읍에 와서 그것을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큰 성벽을 쌓았다.

15 그 성읍에 가난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그가 지혜로 그 성읍을 구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다.

16 그래서 나는 말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그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

17 조용한 곳에서 들리는 지혜로운 자의 말들이 어리석은 자들 사이에서 외치는 통치자의 고함보다 더 잘 들린다.

18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다. 그러나 죄인 하나가 많은 좋은 것을 망친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잊혀진다. 이 역설이 9장의 끝을 채운다. 옳은 것이 반드시 기억되는 것은 아니다. 코헬렛은 그래도 지혜가 낫다고 말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장 — 잠언 형식의 격언들. 죽은 파리, 왕의 비밀, 게으른 자의 집.




전도서 10장 — 죽은 파리 한 마리


어리석음과 지혜

1 죽은 파리들이 향유 제조자의 기름에서 악취를 풍기게 한다. 이처럼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능가한다.

2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을 향한다.

3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어갈 때도 그의 마음에 분별이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말한다.

4 통치자가 네게 화를 낸다면, 네 자리를 피하지 마라. 침착함이 큰 죄를 쉬게 한다.

5 해 아래서 내가 본 악이 있다. 통치자에게서 나오는 실수 같은 것이다.

6 어리석음이 높은 자리에 많이 앉혀지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다.

7 나는 종들이 말들을 타고, 방백들이 종들처럼 땅을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1절의 ’죽은 파리’는 비유의 전환점이다. 향유는 수고롭게 만든 귀한 것이다. 죽은 파리 하나가 그것을 망친다.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큰 지혜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코헬렛은 경고를 과장하지 않는다. 파리 한 마리. 그것으로 충분하다.





격언들

8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진다.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9 돌을 깨는 자는 돌에 상처를 입을 것이다. 나무를 패는 자는 그것으로 위험을 당한다.

10 도끼가 무디어졌는데 날을 세우지 않는다면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 지혜는 성공을 위해 유익하다.

11 뱀이 주문 없이 문다면, 말하는 자에게 유익이 없다.

12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삼킨다.

13 그의 입의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그 끝은 해로운 광기다.

14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리겠는가?

15 어리석은 자의 수고는 그를 피곤하게 한다. 성읍에 가는 길도 모르는 자처럼.

8~11절은 장인(匠人)의 언어로 격언을 말한다. 함정, 담, 돌, 나무 — 모두 실제 노동의 영역이다. 코헬렛의 지혜는 관념적이지 않다. 손으로 일하는 자들의 경험에서 출발한다. 10절의 ’도끼 날을 세우라’는 준비의 중요성이다. 힘보다 예리함이 일을 덜어준다.





왕과 나라

16 왕이 어린이인 나라여, 너는 화 있다. 방백들이 아침에 먹는 나라여.

17 땅이여, 너는 복이 있다. 왕이 귀족의 아들이며, 방백들이 취하려 하지 않고 힘을 위해 제 때에 먹는다면.

18 게으름으로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

19 잔치는 웃음을 위해 준비한다. 포도주는 삶을 기쁘게 하고, 돈은 모든 것에 응한다.

20 생각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마라.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하늘의 새가 그 소리를 나르고, 날개 달린 것이 그 일을 알릴 것이다.

19절의 ’돈은 모든 것에 응한다’는 코헬렛의 냉소적 관찰이다. 윤리적 단정이 아니라 세상 작동 방식에 대한 현실적 묘사다. 20절의 ’하늘의 새가 나른다’는 영어 속담 “a little bird told me(소문이 퍼진다)”의 원형으로 학자들이 지적한다.



다음 장 — 씨를 뿌리라. 바람 방향을 알 수 없어도. 불확실성 안에서 행동하는 지혜.




전도서 11장 —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불확실성 안에서 행동하라

1 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많은 날 뒤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2 일곱에게, 또 여덟에게 몫을 주어라. 땅 위에 무슨 재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3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 위에 쏟아낸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것이 있다.

4 바람을 보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을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5 바람의 길을 모르듯, 임신한 여인의 태 안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듯,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6 아침에 네 씨를 뿌려라. 저녁에도 네 손을 거두지 마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빵을 물 위에 던져라’ — 물 위에 던진 것이 돌아온다는 고대 근동의 관용 표현이다. 이집트 지혜 문학에도 유사한 표현이 있다. 투자, 나눔, 위험 감수 — 해석이 나뉘지만 공통점은 ’결과를 확신할 수 없어도 행동하라’는 것이다. 4절과 6절이 그 구조를 완성한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면 영원히 씨를 뿌리지 못한다.





빛과 젊음

7 빛은 달콤하고, 해를 보는 것이 눈에 좋다.

8 사람이 오래 산다면, 그 모든 날들에 기뻐해라.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임을 기억해라. 올 것은 모두 헛되다.

9 청년아, 네 젊음 때 기뻐하라. 네 젊은 날들에 네 마음이 기뻐하게 해라. 네 마음의 길을 가고, 네 눈이 보는 것을 따라라.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임을 알아라.

10 근심을 네 마음에서 없애고, 악을 네 몸에서 떨쳐내라. 어린 시절과 청년의 때는 헛되다.

9절은 전도서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절이다. “기뻐하라,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기쁨의 취소가 아니다. 기쁨의 무게를 알게 하는 것이다. 코헬렛은 즐거움을 허락하면서 동시에 그 즐거움이 책임을 가진다고 말한다. 가볍게 낭비하지 말고, 무겁게 누리라.



다음 장 — 창조주를 기억하라. 노년을 묘사하는 시. 전도서의 결론.




전도서 12장 —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날에

1 네 창조주를 네 젊은 날에 기억하라. 나쁜 날들이 오기 전에, “나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노년의 알레고리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돌아오기 전에.

3 그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강한 자들이 구부러지며, 갈아 먹을 것이 없어 맷돌질하는 자들이 쉬고, 창문으로 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4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낮아진다. 새의 소리로 일어나고, 음악하는 딸들이 모두 낮아진다.

5 또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길에 두려움이 있다. 살구나무가 꽃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된다. 정욕이 없어진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가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이 거리를 걷는다.

6 은 줄이 끊기기 전에, 금 그릇이 깨지기 전에, 샘 곁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기 전에, 우물에서 도르래가 망가지기 전에.

7 흙은 본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3~6절은 구약에서 가장 정교한 노화의 알레고리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 손. ‘강한 자들이 구부러지고’ — 다리. ‘갈아 먹을 것이 없어 맷돌질하는 자들이 쉬고’ — 치아. ‘창문으로 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 눈. ‘새의 소리로 일어난다’ — 수면 장애.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 고소공포증. ‘살구나무가 꽃 핀다’ — 백발. ‘정욕이 없어진다’ — 성욕의 쇠퇴. 이 시는 암호화된 신체 지도다. 2000년이 넘은 노화 묘사가 오늘 임상 노인학 교과서와 겹친다.

‘은 줄이 끊기기 전에, 금 그릇이 깨지기 전에’ — 죽음의 두 이미지. 램프를 매달던 줄이 끊기는 것, 그 램프(금 그릇)가 산산조각 나는 것. 생명은 이렇게 끊긴다.





다시 선언

8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가 말하노라. “모든 것이 헛되다.”





지혜로운 전도자

9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는 많은 잠언을 헤아리고 찾고 정리했다.

10 전도자는 기쁜 말을 찾으려 했다. 그리고 진실하게 쓴 올바른 말들.

11 지혜로운 자들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모음집의 못 같다. 한 목자에게서 온 것이다.

12 내 아들아, 이것들 외에 경계하라. 많은 책들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연구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11절의 ’한 목자에게서 온 것’은 이 책의 가장 난해한 표현 중 하나다. 지혜의 원천이 한 분이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고, 왕적 편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12절은 오늘날에도 공감을 얻는다 — 책은 끝없이 늘어나고, 그것을 다 읽으려는 시도는 사람을 소진시킨다.





결론

13 모든 것의 끝을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14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모든 숨겨진 것을,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심판하실 것이다.

13절은 전도서의 가장 큰 논쟁거리다. 학자들 대다수는 이 결론이 원래 본문의 회의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두려워하고 명령을 지키라’는 신명기적 언어가 코헬렛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덧붙인 편집자의 말일 가능성이 크다. 책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안전장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론이 있든 없든, 코헬렛의 ’경외하다’는 1:18의 지혜 비판에서 시작된 긴 여정 끝의 유일한 닻이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전도서 — 욥기, 잠언과 함께 히브리 지혜 문학의 세 기둥이다. 잠언은 질서를 가르치고, 욥기는 그 질서에 항의하며, 전도서는 그 항의마저 헛될 수 있음을 말한다. 셋이 정경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이 책들의 성격을 말해준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셋이 함께 읽혀야 한다.


[image: 아가 표지]








아가

가장 노골적인 사랑 노래 — 정경 안의 인간 욕망.




아가 조망

아가는 신랑·신부·예루살렘 처녀들의 대화로 짜인 사랑 시 모음이다. 본문에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정경에 들어온 책. 유대 전승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사랑, 기독교 전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풀이해 왔으나 본문 자체는 두 인간의 노래다. 유월절에 낭독된다.


전체 · 아가 (1~8장)

8장의 사랑 시




아가 1장 — 내게 입맞추라


표제

1 솔로몬(Solomon · ㉸ 살로몬)의 노래들 중의 노래.

‘노래들 중의 노래’ — 히브리 최상급 표현이다. ‘왕 중의 왕’, ’거룩 중의 거룩’처럼. 최고의 노래라는 선언이다. ’솔로몬의’는 저자를 가리킬 수도, 솔로몬에게 헌정된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학자 대다수는 솔로몬 당대 작품이 아니라 그의 이름에 기댄 후대 사랑시로 본다. 이 책이 노골적인 성애 묘사로 정경 진입에 가장 큰 논쟁을 겪었다. 랍비 아키바(Akiva · ㉸ 아퀴바)(기원후 1세기 얌니아 회의)의 강력한 옹호가 결정적이었다. “아가가 없었다면 성경 전체가 없는 것과 같다. 온 성경이 거룩하지만 아가는 지성소다.”





신부의 첫 노래

2 “그가 내게 입맞추기를. 그의 입술의 입맞춤으로.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기 때문이다.

3 당신의 기름 향기가 좋고, 당신의 이름은 쏟은 기름 같다. 그래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한다.

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데려가라. 우리는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을 더 기념할 것이다. 처녀들이 마땅히 당신을 사랑한다.”

2절은 3인칭으로 시작하다가 2인칭으로 전환된다. ‘그가…당신의…’ — 거리에서 친밀함으로의 이동이 문법에 새겨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와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이 문법적 미끄러짐이 이 책의 특징이다.





어두운 피부

5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게달(Kedar)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6 나를 쳐다보지 마라. 내가 햇볕에 그을렸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화를 냈다. 그들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세웠다. 나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신부는 스스로를 ’검다’고 말한다. 고대 근동에서 흰 피부는 상류층 여인의 표지였다 — 실내에 머물 수 있는 자의 피부. 신부의 검은 피부는 노동의 흔적이다.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름답다’고 선언한다.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 부족 — 검은 염소 털로 만든 장막.





사랑하는 이를 찾다

7 “내 마음이 사랑하는 이여, 말해다오. 당신은 어디서 양 떼를 먹이는가? 낮에 어디서 쉬게 하는가? 왜 내가 당신의 동무들의 양 떼 곁에서 베일을 쓴 자처럼 헤매야 하는가?”

8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여, 모르겠으면,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네 어린 염소를 먹여라.”

8절은 신랑의 대답이다.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는 아가에서 반복되는 호칭이다. 찾는 자에게 답을 주되, 그것은 스스로 발자취를 따르라는 것이다. 사랑의 탐색은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신랑의 칭찬

9 “내 사랑아, 나는 너를 바로의 병거의 암말에 비유한다.

10 네 뺨은 패물로 아름답고,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다.

11 우리가 금 귀고리들을 만들고 은점을 박아 너에게 주겠다.”

‘바로의 병거의 암말’ — 현대 독자에게 이상한 칭찬이지만, 고대에 전쟁용 암말은 최고의 아름다움과 힘의 상징이었다.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적군이 암말을 전쟁터에 풀어 수말 병거 부대를 교란하는 전술이 있었다. 가장 강력한 것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힘이 암말에게 있었다. 그 힘에 비유한 것이다.





둘의 대화

12 “왕이 그의 자리에 있는 동안, 내 나르드가 향기를 뿜었다.

13 내 사랑은 내 가슴 사이에 눕는 몰약 주머니 같다.

14 내 사랑은 엔게디(En-gedi — 사해 서쪽 오아시스)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다.”

15 “보라, 내 사랑아, 너는 아름답다. 보라, 너는 아름답다. 네 눈은 비둘기 같다.”

16 “보라, 내 사랑아, 당신은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17 우리 집의 들보는 백향목이고, 서까래는 잣나무다.”

14절의 고벨화(히브리어 코페르)는 헤나(henna)다. 오늘날 중동·남아시아에서 혼례 염색에 쓰이는 식물. 엔게디는 사막 한가운데 솟아난 물과 녹음의 오아시스 — 극단적 대비 속의 풍요. 신랑에 대한 비유가 그렇다. 건조한 세상 한가운데의 향기.



다음 장 — 봄이 왔다. 신랑이 부른다. “일어나라, 내 사랑아, 아름다운 자야, 이리 오라.”




아가 2장 — 겨울이 지났다


봄을 기다리다

1 “나는 샤론(Sharon — 이스라엘 중부 해안 평야)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

2 “가시덤불 사이의 백합화처럼, 처녀들 사이의 내 사랑이 그러하다.”

3 “수풀 나무들 사이의 사과나무처럼, 청년들 사이의 내 사랑이 그러하다. 나는 그 그늘에 앉고 싶어서 앉았다. 그 열매가 내 입에 달다.”

1절에서 신부는 스스로를 수선화와 백합화라고 낮춘다 — ‘나는 들판의 꽃이다.’ 신랑이 받아서 높인다 — ‘가시덤불 사이의 백합화, 곧 다른 모든 것과 다른 당신.’ 사랑의 언어는 받은 것을 되돌려 높인다.





잔치 집에서

4 “그가 나를 잔치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깃발이 내 위에 사랑이다.

5 건포도로 나를 힘 있게 해다오.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나는 사랑으로 병들었다.

6 그의 왼팔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팔이 나를 안는다.”

7 “예루살렘의 딸들아, 들의 노루와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라. 깨우지 마라.”

7절의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라’는 아가에서 세 번 반복된다(2:7, 3:5, 8:4). 일종의 후렴이자 경고다. 사랑은 강제로 소환될 수 없다. 준비된 때가 있다. 이 절이 경솔한 성적 관계에 대한 문학적 경고로 읽히기도 한다.





봄의 초대

8 “내 사랑의 소리다. 보라, 그가 온다. 산을 넘고 언덕을 뛰어넘는다.

9 내 사랑은 노루나 어린 사슴 같다. 보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격자로 엿본다.

10 내 사랑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 ’일어나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이리 오라.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12 꽃들이 땅에 나타나고, 새들의 계절이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13 무화과나무가 그 첫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들은 꽃을 피워 향기를 낸다. 일어나라,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이리 오라.’”

11~13절은 성경에서 가장 생생한 봄의 묘사다. 이스라엘의 봄 — 지중해 우기가 끝나는 3~4월 — 의 정확한 감각이 담겨 있다. ’새들의 계절’의 히브리어 원문은 ’가지치기의 계절(זְמִיר)’이다. 노래와 가지치기를 같은 단어로 쓴다. 봄은 돌아옴이며 동시에 잘라냄이다.





바위 틈의 비둘기

14 “‘바위 틈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내 비둘기야, 내게 네 얼굴을 보이고 네 소리를 들려다오. 네 소리는 달콤하고, 네 얼굴은 아름답다.’

15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들, 작은 여우들을 잡아라. 우리 포도원은 꽃이 피었다.”

16 “내 사랑은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그가 백합화 사이에서 양 떼를 먹인다.

17 날이 시원해지고 그림자가 달아나기 전에, 내 사랑이여, 돌아서라. 베데르 산의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되라.”

16절 ’내 사랑은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는 아가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상호 소유의 선언. 6:3과 7:10에 변형 형태로 반복된다. 이 반복 안에서 소유의 방향이 미묘하게 바뀐다는 점이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다음 장 — 밤에 신부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다. 성읍을 헤매며 찾는다. 솔로몬의 가마.




아가 3장 — 밤에 찾다


밤의 탐색

1 “밤에 내 침상에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2 나는 이제 일어나 성읍을 두루 돌며, 거리와 광장에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 이를 찾겠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3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났다. “내 마음이 사랑하는 이를 보았느냐?”

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마음이 사랑하는 이를 찾았다. 나는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임신한 자의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놓지 않았다.

5 “예루살렘의 딸들아, 들의 노루와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라. 깨우지 마라.”

1~4절의 밤 탐색은 이 책에서 가장 불안한 장면이다. 꿈인지 현실인지 명시되지 않는다. 순찰자들에게 묻는 장면, 막 지나치자 발견하는 장면 — 이 긴박함이 5장에서 더 확대된다. ’어머니의 집’은 가족의 허락과 보호 아래서 사랑이 완성됨을 시사한다.





솔로몬의 행렬

6 광야로부터 오는 이가 누구인가. 연기 기둥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꾼의 모든 가루로 향기롭다.

7 보라, 솔로몬의 가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 육십 명이 주위에 있다.

8 그들 모두 칼을 쥐고 전쟁에 능하며, 밤의 두려움을 대비해 각자 칼을 허리에 찼다.

9 왕 솔로몬이 레바논(Lebanon · ㉸ 레바논) 나무로 자신을 위해 가마를 만들었다.

10 그 기둥들은 은이며,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천이며, 안쪽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으로 장식되었다.

11 시온의 딸들아, 나와 보아라. 솔로몬 왕을 보아라. 그의 어머니가 혼인날에, 그의 마음이 기쁜 날에 씌운 면류관을 쓰고 있다.

6~11절은 왕실 행렬의 묘사다. 갑자기 신부의 독백에서 서사적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 전환이 아가의 특징이다 — 목소리가 바뀌고, 관점이 이동한다. ’연기 기둥’은 출애굽기의 하나님 현현과 같은 이미지다. 사랑의 도착이 신적 현현의 언어를 빌린다.

아가의 등장인물 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오랜 논쟁이 있다. 두 인물론(신랑=솔로몬, 신부=술람미 여인)과 세 인물론(신랑≠솔로몬, 솔로몬은 별개의 존재)이 맞선다. 세 인물론에서 신부는 솔로몬의 구애를 거절하고 자신의 목동 연인을 택한다. 이 해석이 맞다면 아가는 권력에 맞서는 사랑의 이야기다.



다음 장 —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래한다. 와스프 형식의 절정.




아가 4장 — 당신은 아름답다


신부의 아름다움 — 머리에서

1 “보라, 내 사랑아, 너는 아름답다. 보라, 너는 아름답다. 베일 뒤의 네 눈은 비둘기 같다. 네 머리털은 길르앗(Gilead — 요단강 동편 고원)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 같다.

2 네 이는 털 깎기에서 올라온 암양 떼 같다. 쌍둥이를 낳고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3 네 입술은 진홍 실 같고, 네 입은 사랑스럽다. 베일 뒤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다.

4 네 목은 방패들이 매달린 다윗의 망대 같다. 용사들의 방패 천 개가 거기 있다.

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사이에서 먹는 노루 새끼 쌍둥이 같다.”

이것이 와스프(waṣf) — 아랍 사랑시 전통의 신체 묘사 양식이다. 신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또는 아래에서 위로) 차례로 묘사하며 비유를 쌓는다. 4장, 6장, 7장이 와스프 형식이다. 현대 독자에게 이 비유들은 낯설다. ‘이는 암양 떼 같다’ — 가득 차고, 균형 잡히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완전함의 이미지다. ‘목은 다윗의 망대 같다’ — 강하고 당당하고 위엄 있는 것이다.





레바논으로부터

6 “날이 시원해지고 그림자가 달아나기 전에, 나는 몰약 산으로, 유향 언덕으로 가겠다.

7 내 사랑아, 너는 모두 아름답다. 흠이 없다.

8 내 신부야,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오라.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오라. 아마나(Amana), 스닐(Senir — 헤르몬산 서쪽 봉우리)과 헤르몬(Hermon · ㉸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내려오라.

9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네 눈 한 번 봄으로, 네 목 구슬 한 줄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8절의 지명들 — 아마나, 스닐(헤르몬의 아모리식 이름), 헤르몬 — 은 당시 시리아-레바논 산악 지대다. 사자와 표범이 사는 야생이다. 신부가 그런 위험하고 높은 곳에 있다는 설정은 그녀의 강함과 접근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한다.

‘내 누이, 내 신부’ — 이 호칭이 아가에서 네 번 반복된다(4:9, 4:10, 4:12, 5:1). 고대 이집트 사랑시에서도 연인을 ’누이’로 부르는 전통이 있다. 근친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최고의 친밀함의 표현이다.





신부를 향한 사랑

10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얼마나 좋고, 네 기름 향기는 모든 향품보다 좋은가.

11 내 신부야, 네 입술은 꿀 방울을 떨어뜨린다. 네 혀 아래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

12 내 누이, 내 신부야, 너는 잠근 동산, 잠근 샘, 봉한 우물이다.

13 네 식물들은 석류 동산이며 귀한 열매가 있고, 고벨화와 나르드,

14 나르드와 사프란, 창포와 계수나무와 온갖 유향 나무, 몰약과 침향과 모든 으뜸 향품이 있다.

15 너는 동산의 샘이며, 흐르는 우물,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다.”

12절의 ‘잠근 동산, 봉한 우물’ — 학자들이 오래 논의한 이미지다. 성적 보호와 순결의 상징으로 읽히기도 하고, 특별히 그 한 사람에게만 열린 공간으로 읽히기도 한다. 13~14절의 향품 목록 — 나르드, 사프란, 창포, 계수나무, 몰약, 침향 — 은 고대 근동의 향료 무역로와 겹친다. 인도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이어지는 향신료 길의 화물이 사랑의 언어가 된다.





신부의 응답

16 “북풍아, 깨어나라. 남풍아, 와라. 내 동산에 불어라. 그 향기가 흘러가게 하라. 내 사랑이 자기 동산에 들어와 그 귀한 열매를 먹기를.”

신부가 마지막 절에서 바람을 부른다. 그것이 동산을 여는 행위다. 4장의 구조는 신랑의 찬미로 시작해 신부의 초대로 끝난다. 소유가 아니라 초대. 봉인이 아니라 개방.



다음 장 — 신랑이 왔다. 그러나 신부가 문을 열지 않았다. 그가 사라졌다. 다시 밤의 탐색.




아가 5장 — 문을 열지 않았다


동산에 들어오다

1 “내 누이, 내 신부야, 나는 내 동산에 왔다. 몰약과 향품을 모았다. 꿀 방울과 꿀을 먹었다.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다. 친구들아, 먹어라. 사랑하는 이들아, 마시고 취하라.”

1절에서 신랑은 4장 끝의 초대에 응한다. ‘내 동산에 왔다’ — 초대가 실현되는 순간이다. ’친구들아, 먹어라’는 2절 이후의 전환을 준비한다. 잔치가 시작되지만 신부는 다음 장면에서 문을 열지 않는다.





놓친 순간

2 “나는 잠들었으나 내 마음은 깨어 있었다. 내 사랑이 두드리는 소리 — ‘내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털은 밤 안개로 가득 찼다.’

3 나는 내 옷을 벗었다. 어찌 다시 입겠는가? 내 발을 씻었다. 어찌 다시 더럽히겠는가?

4 내 사랑이 문구멍으로 손을 넣었다. 내 창자가 그로 인해 움직였다.

5 나는 일어나 내 사랑에게 문을 열어 주려 했다. 내 손에서 몰약이 흘렀고, 내 손가락에서 흐르는 몰약이 문 빗장에 떨어졌다.

6 내 사랑에게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이 돌아서 갔다. 그가 말할 때 내 마음이 나갔다. 나는 그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불렀으나 그가 내게 응하지 않았다.”

2~6절은 아가에서 가장 섬세한 심리적 순간이다. 반쯤 잠든 신부, 문 너머의 신랑, 열기엔 너무 늦었던 그 찰나. ‘내 옷을 벗었다, 내 발을 씻었다’ — 이미 쉬고 있다는 핑계, 게으른 저항. 그리고 그 뒤 문에 몰약이 흘렀다는 것은 그가 문손잡이에 향유를 남겼다는 뜻이다. 사랑의 흔적이 남겨졌지만 그 자신은 없다.





두 번째 밤의 탐색

7 “성읍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 나를 쳤다.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내 겉옷을 빼앗았다.

8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을 발견하거든, 무엇을 알리겠는가? 내가 사랑으로 병들었다고 알려다오.”

9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여, 네 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무엇이 나은가? 왜 이리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7절의 순찰자들은 3장과 달리 신부를 때린다. 상황이 더 위험해졌다. 두 번째 탐색이 더 잃는다. 3장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었다가 찾았다면, 5장에서는 잃고 상처를 입는다. 사랑의 탐색에는 대가가 있다.





신부가 신랑을 묘사하다

10 “내 사랑은 희고 붉어 만 명 중의 뛰어난 자다.

11 그의 머리는 정금이고, 그의 머리털은 갈가마귀처럼 검고 굵다.

12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젖으로 씻겨지고 틀에 끼워진 것 같다.

13 그의 뺨은 향품 화단 같고, 향기 내는 꽃 같다. 그의 입술은 몰약을 흘리는 백합화 같다.

14 그의 손은 황옥을 낀 금 노리개 같다. 그의 배는 사파이어를 입힌 상아 덩어리 같다.

15 그의 다리는 정금 기초 위의 대리석 기둥 같다.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뛰어나다.

16 그의 입술은 심히 달콤하다. 그는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것이 내 사랑이요, 내 친구다.”

10~16절은 신부가 신랑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와스프다. 4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노래했다면, 여기서는 신부가 신랑을 노래한다. 방향이 뒤집어진다. 고대 사랑시에서 이런 역할 역전은 드물다. 아가가 여성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는 이유로 학자들이 주목한다.

16절의 마지막 — ‘그는 내 사랑이요, 내 친구다.’ 히브리어 ’레아(רֵעַ)’는 친구, 동반자다. 사랑하는 이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동무다. 이 결합이 이 책의 사랑 신학이다.



다음 장 — 신부가 더 깊이 묘사된다. 정원으로 내려간 신랑. “나는 내 사랑의 것이고 내 사랑은 내 것이다.”




아가 6장 — 내 사랑은 내 것이다


신랑을 찾아서

1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여, 네 사랑이 어디 갔는가? 네 사랑이 어느 쪽으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그를 찾겠다.”

2 “내 사랑은 자기 동산으로, 향품 화단으로 내려갔다. 동산에서 양 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다.

3 나는 내 사랑의 것이고, 내 사랑은 내 것이다. 그가 백합화 사이에서 양 떼를 먹인다.”

2:16과 6:3을 비교하면 소유의 방향이 바뀐다. 2:16에서는 ’내 사랑은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6:3에서는 ’나는 내 사랑의 것이고 내 사랑은 내 것’이다. 주어가 바뀐다. 자신이 먼저 그에게 속함을 말한다. 상실의 밤 이후 관계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다시 찬미하다

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Tirzah — 북이스라엘 초기 수도)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러우며, 기치를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다.

5 네 눈을 내게서 돌려라. 그것이 나를 압도한다.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 떼 같다.

6 네 이는 목욕에서 올라온 암양 떼 같다. 쌍둥이를 낳고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7 네 뺨은 베일 뒤의 석류 한 쪽 같다.

8 왕비가 육십이며 첩이 팔십이며 처녀들도 셀 수 없으나,

9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 어머니의 외딸이며, 그녀를 낳은 자의 순결한 자다. 딸들이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첩들이 칭찬한다.”

4절의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다’ —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수도였다. 두 도성이 함께 불린다는 것은 이 시가 분열왕국 이전, 혹은 분열을 잠깐 잊게 하는 문학임을 암시한다. 8~9절의 대비가 핵심이다. 수많은 여인 가운데 그녀 하나.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유일성의 선언.





새벽처럼 오는 자

10 “동틀 때처럼 내려다보는 이가 누구인가.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밝고, 기치를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이가.”

11 “나는 골짜기의 푸른 것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꽃 피었는지, 석류나무가 꽃 피었는지 보려고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다.

12 내가 알기도 전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내 백성의 수레에 앉혔다.”





술람미 여인

13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Shulammite · ㉸ 술람밋) 여인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겠다.”

“왜 너희는 진영의 춤을 추듯 술람미 여인을 보려 하는가?”

’술람미’는 아가에서 신부에게 붙여진 유일한 이름이다. 그 의미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나뉜다. 솔로몬의 여성형 이름이라는 설, 지명 ’수넴(Shunem)’과 연관된 여인이라는 설이 있다. 수넴의 아비삭 — 다윗을 따뜻하게 한 아름다운 여인(열왕기상 1:3~4) —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학설이 오래 있어 왔다.



다음 장 — 발에서 머리까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와스프. 사랑의 나무.




아가 7장 — 발끝에서 머리까지


신부의 몸 — 아래에서 위로

1 “귀한 집 딸아, 신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들은 공인이 만든 둥근 보석들 같다.

2 네 배꼽은 섞은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은 둥근 잔 같다. 네 배는 백합화로 두른 밀 단 같다.

3 네 두 유방은 노루 새끼 쌍둥이 같다.

4 네 목은 상아 망대 같다. 네 눈은 헤스본(Heshbon — 요단강 동편 모압 북부)의 못 같다. 바드랍빔(Bath-rabbim) 문 옆의. 네 코는 다마스쿠스(Damascus)를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

5 네 머리는 갈멜(Carmel — 이스라엘 북서부 산)이요, 머리의 터럭은 자주 빛이다. 왕이 그 드림으로 매였다.”

7장의 와스프는 4장과 반대 방향이다. 4장이 머리에서 내려왔다면 7장은 발에서 올라간다. 고대 근동의 와스프 전통에서 두 방향이 모두 사용됐다. 발에서 머리로의 방향이 더 에로틱한 긴장감을 만든다는 학자들의 관찰이 있다. 1절의 ’귀한 집 딸(bat-nadib)’은 왕족을 뜻할 수도, 귀한 사람의 딸을 뜻할 수도 있다. 신부의 신분에 대한 힌트로 읽기도 한다.





사랑의 나무

6 “내 사랑, 내 즐거움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가.

7 네 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같다.

8 나는 말했다. 종려나무에 올라가 그 가지를 잡겠다. 네 유방이 포도 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향기 같으며,

9 네 입은 가장 좋은 포도주 같다.”

9 “그 포도주가 내 사랑에게 바로 내려가고, 자는 자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기를.”

9절에서 신랑의 말이 끝나기 전에 신부가 말을 이어받는다. ‘그 포도주가 내 사랑에게…’ — 신랑이 말하던 중에 신부가 문장을 완성한다. 두 목소리가 하나의 문장 안에 섞인다. 이 문법적 합일이 아가 문학의 정점이다.





신부의 초대

10 “나는 내 사랑의 것이고, 그의 사랑은 나를 향하였다.

11 내 사랑아,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우리가 촌락들에서 밤을 보내자.

12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자. 포도나무가 꽃 피었는지, 포도 알이 맺혔는지, 석류나무가 꽃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겠다.

13 합환채가 향기를 발하고, 우리 문들 옆에 온갖 좋은 열매가 새것도 묵은 것도 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위해 쌓아 두었다.”

10절은 2:16, 6:3과 세 번째 상호 소유의 선언이다. ’그의 사랑은 나를 향하였다’가 추가된다. 이전에 없던 방향성이다. 그의 사랑이 나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 — 이것이 관계의 안정이다. 세 번의 선언이 조금씩 변화하며 더 깊어진다.

합환채(מַנְדְּרָגֹרַֹות — 만드라고라) — 아프로디시아크로 알려진 식물. 창세기 30장에서 라헬과 레아의 사이를 벌려놓은 바로 그 식물이다. 임신을 돕는다는 고대의 믿음이 있었다. 신부가 사랑의 선물로 이 식물과 과일들을 쌓아두었다고 말한다.



다음 장 —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가의 결론.




아가 8장 —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밖에서의 사랑

1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내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 입 맞추어도 사람들이 내게 욕하지 않았을 것이다.

2 내가 당신을 어머니 집으로, 나를 가르치실 이에게 인도하여 들이고, 향기로운 술, 내 석류즙을 마시게 하련만.

3 그의 왼팔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팔이 나를 안는다.”

4 “예루살렘의 딸들아, 부탁한다.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마라. 깨우지 마라.”

1절의 ‘오라비 같았더라면’ — 고대 이스라엘에서 젊은 남녀가 공개적으로 애정을 나누는 것은 금기였다. 그러나 형제자매 사이의 포옹은 자연스러웠다. 신부의 말은 그 사회적 제약에 대한 한탄이다. 사랑이 공개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 이 한 절이 이 책이 단순한 이상화가 아니라 현실 속 사랑을 노래함을 보여준다.





사랑의 선언

5 “광야에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올라오는 이가 누구인가?”

“나는 네 어머니가 너를 낳은 사과나무 아래서, 그곳에서 너를 깨웠다. 거기서 네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

6 “나를 인장처럼 네 마음에, 인장처럼 네 팔에 두어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그 불꽃은 불꽃이며, 야훼의 불길이다.

7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것을 잠기게 하지 못한다. 사람이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사랑과 바꾸려 해도, 그는 오히려 조롱을 당할 것이다.”

6절은 아가 전체의 절정이다. 세계 문학에서 사랑을 이렇게 묘사한 문장은 드물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 죽음이 모든 것을 가져가듯 사랑도 그러하다.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다’ — 상실의 고통이 지옥의 깊이와 같다. ‘야훼의 불길(שַׁלְהֶבֶתְיָה)’ —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한 합성어인지 단순 강조 표현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나뉜다. 그러나 이 책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나오는 유일한 곳이다. 사랑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스친다.

이 절은 기독교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낭독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다. 고대 이스라엘의 연애시가 수천 년 뒤 낯선 언어의 예식 공간에서 울린다.





어린 누이

8 “우리에게 어린 누이가 있다. 그녀는 아직 유방이 없다. 날에 누군가 우리 누이에 대해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9 그녀가 성벽이면 우리가 은 탑을 그 위에 세우겠다. 그녀가 문이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그녀를 두르겠다.”

10 “나는 성벽이며, 내 유방은 망대 같다. 그러므로 나는 그의 눈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

8~10절은 신부의 오라비들이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이다. 그들은 어린 누이의 혼인 가능성을 논의한다. 신부가 그 논의에 끼어든다 — ‘나는 이미 성벽이다.’ 스스로의 준비를 선언하는 것이다. 오라비들의 보호가 필요 없을 만큼 이미 강해졌다는 것.





포도원

11 “솔로몬이 바알하몬(Baal-hamon)에 포도원을 가졌다. 그가 지키는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다. 각 사람이 그 열매를 천 세겔 은으로 드렸다.

12 내 포도원 곧 내 것은 내 앞에 있다. 솔로몬이여, 그 천 세겔을 네 것으로 하고, 열매를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백을 줄 것이다.”

신부의 포도원은 1:6에서 처음 등장했다 — ‘나 자신의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8장의 끝에서 그녀는 말한다 —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책의 처음과 끝에 같은 이미지가 대칭을 이룬다. 빼앗겼던 것, 지키지 못했던 것이 마침내 자기 앞에 놓인다. 솔로몬의 거대한 포도원과 대비되는 작지만 자신의 것.





마지막 부름

13 “동산에 사는 이여, 동무들이 네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내게 들려다오.”

14 “내 사랑아, 달려오라. 향기로운 산들에서의 노루나 어린 사슴처럼.”

책이 끝나는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 완성이나 귀환이 아니라 또 하나의 초대다. ‘달려오라’ — 여전히 도착하지 않은 사람을 부른다. 사랑은 도달이 아니라 움직임이다. 아가는 결혼식 이후의 안정이 아니라 탐색과 갈망의 연속으로 끝난다.

아가 — 유대교에서 유월절(Passover)에 낭독하는 다섯 두루마리(메길롯) 중 하나다. 이집트 탈출의 밤에 이 사랑시를 읽는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이 노래로 기억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읽었다. 그러나 본문 자체는 두 인간이 부르는 노래다. 세 해석이 하나의 시 안에 공존한다 — 서로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image: 이사야 표지]








이사야

예루살렘의 가장 큰 예언자 —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 조망

이사야는 BC 8세기 예루살렘 예언자에서 시작해 포로기·귀환기까지를 아우르는 66장의 거대한 책. 처음 39장은 심판의 분위기, 40장부터는 위로의 분위기. ‘한 어린 아이가 우리를 위해 났다’(9:6), ‘고난의 종’(53장), ‘새 하늘 새 땅’(65-66장) — 신약이 가장 자주 인용한 구약 책.


1부 · 심판과 약속 (1~39장)

예루살렘·임마누엘·이방 심판



2부 · 위로의 책 (40~66장)

포로 위로·고난의 종·새 하늘




이사야 1장 — 황소도 알건만


머리말

1 이사야(Isaiah · ㉸ 이사이아)의 환상이다. 아모스의 아들. 웃시야(Uzziah · ㉸ 우찌야), 요담(Jotham · ㉸ 요탐), 아하스(Ahaz · ㉸ 아하즈),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 — 유다 왕들이 다스리던 시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것이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740년에서 700년 사이다. 네 왕의 치세를 아울렀다.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하며 소국들을 집어삼키던 시절이었다. 이사야는 그 격변 한가운데서 말했다.





고발

2 들어라,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땅아.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자녀를 키우고 길렀거늘 그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3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고대 근동의 법정 언어다. 신명기 4:26, 30:19, 31:28에도 같은 형식이 나온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고 우주를 증인석에 앉힌다. 소와 나귀 — 가장 둔한 짐승조차 주인을 안다. 이 비교가 고발의 날을 세운다.

4 슬프다, 죄 많은 나라여. 허물을 가득 진 백성이여. 악한 자들의 자손이여. 타락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야훼를 버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멸시하였다.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병든 몸

5 너희가 어찌하여 더 맞으려 하느냐. 어찌하여 반역을 계속하느냐. 머리는 온통 상했고 마음은 녹아내렸다.

6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처와 멍과 새로 생긴 상처들. 짜내지도 않고 싸매지도 않았으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지도 않았다.

7 너희 땅은 황폐해졌다. 성읍들은 불에 탔다. 너희 땅, 너희 눈앞에서 외인들이 그것을 먹어치운다. 외인들에게 무너진 것처럼 황무지가 되었다.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초막처럼 남겨졌고 외씨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처럼 되었다.

9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에게 생존자를 남겨 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Sodom · ㉸ 소도마)처럼 되었을 것이다. 고모라(Gomorrah)와 같아졌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 창세기 18-19장의 그 도시들. 전멸의 상징.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그 도시들과 나란히 놓는다. 충격적인 비교다.





야훼의 말씀

10 소돔의 통치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여라.

11 “너희의 수많은 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야훼의 말씀이다.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나는 질렸다. 수소의 피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12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누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요구하였느냐? 내 뜰을 밟는 것을.

13 더 이상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게 역겨운 것이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임— 악과 함께하는 성회를 나는 견딜 수 없다.

14 내 마음이 너희의 초하루와 정한 절기를 싫어하여 그것들이 내게 짐이 되었다. 나는 지고 다니기에 지쳤다.

15 너희가 손을 펼 때 나는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것이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16 씻어라.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치워라. 악을 행하기를 그쳐라.

17 선을 행하기를 배워라. 공의를 구하여라. 억압받는 자를 도와라.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라. 과부의 송사를 변호하여라.”

제의(祭儀) 비판 — 이사야 1장의 이 본문은 아모스 5:21-24, 호세아 6:6, 미가 6:6-8과 함께 ’예언자적 제의 비판’의 고전 본문으로 꼽힌다. 제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없는 제물을 부정한다. 의식(儀式)과 윤리가 분리될 때 야훼는 의식을 거부한다는 선언이다.





오너라, 따져보자

18 “오너라, 우리가 서로 따져보자.” 야훼의 말씀이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19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20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반역하면 칼에 먹힐 것이다.”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다.





창녀가 된 성읍

21 신실하던 성읍이 창녀가 되었구나. 공의가 가득하고 의가 거했건만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다.

22 네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는 물로 희석되었다.

23 네 통치자들은 반역자들이며 도둑들의 동료다. 그들 모두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를 따른다. 고아의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는 그들에게 오지도 않는다.





야훼의 맹세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선언하신다.

“아, 내가 내 대적에게 앙갚음하고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25 내가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고 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리라.

26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하고 네 모사들을 태초와 같이 하리라. 그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읍이라 불릴 것이다.”

27 시온이 공의로 구속될 것이며 그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이 의로 구속될 것이다.

28 그러나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함께 멸망하리라. 야훼를 버린 자들은 없어질 것이다.

29 너희가 좋아했던 상수리나무들을 인하여 너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희가 택했던 동산들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상수리나무와 동산 — 가나안의 풍요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장소들이다. 나무 아래, 언덕 위의 예식은 야훼 신앙과 섞여 있었다. 이사야는 그 혼합주의를 정면으로 고발한다.

30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며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31 강한 자는 부스러기 같을 것이며 그의 일은 불꽃 같을 것이다. 둘이 함께 탈 것이나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다음 장 — 미래의 시온. 만방이 야훼의 산으로 몰려오는 환상. 칼이 보습으로 바뀐다.




이사야 2장 — 칼을 보습으로


두 번째 머리말

1 아모스(Amos)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Jerusalem)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2장은 1장과 별도의 표제를 달고 시작한다. 독립적인 두루마리였다가 합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1장이 고발이라면, 2장은 미래의 약속으로 시작한다. 같은 본문이 미가 4:1-3에도 거의 그대로 나온다 — 두 예언자가 공통 자료를 공유했거나, 당시 예루살렘 신전 예전(禮典)에서 불리던 노래였을 것이다.





시온의 산

2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야훼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언덕 위에 높아질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올 것이다.

3 많은 민족이 와서 말할 것이다. “오너라, 우리가 야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시온(Zion)에서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야훼의 말씀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4 그가 나라들 사이에 판결을 내리시고 많은 민족들을 중재하실 것이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 요엘 3:10은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는다. “보습을 쳐서 칼을, 낫을 쳐서 창을.” 두 구절이 나란히 있다는 것은, 이 이미지가 전쟁과 평화의 긴장을 묘사하는 공유 언어였음을 보여준다. 이사야/미가 버전은 종말론적 평화의 환상이다.

5 야곱 집이여, 오너라. 우리가 야훼의 빛 가운데 행하자.





야훼의 날에 대한 경고

6 야훼여, 당신이 당신 백성, 야곱 집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동방 풍속으로 가득하고 블레셋처럼 점을 치며 이방인의 자녀와 손을 잡습니다.

7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재물이 끝이 없으며 그 땅에는 말이 가득하고 병거가 끝이 없으며

8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자기 손가락이 만든 것을 경배합니다.

9 사람이 굴복했고 장정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야훼의 날 — 거룩한 두려움

10 바위 굴에 들어가라. 땅 속에 숨어라. 야훼의 두려운 위엄 앞에서 그의 위엄의 광채 앞에서.

11 사람의 교만한 눈이 낮아지겠고 장정들의 거만함이 굴복할 것이다. 그 날에는 야훼만 높으심을 받을 것이다.

12 만군의 야훼의 날이 있으리니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게, 모든 올라간 자에게,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13 레바논의 높고 우뚝한 모든 백향목에게, 바산(Bashan)의 모든 상수리나무에게,

14 모든 높은 산에게, 모든 솟아오른 언덕에게,

15 모든 높은 망대에게, 모든 견고한 성벽에게,

16 다시스(Tarshish · ㉸ 타르시스)의 모든 배에게, 모든 아름다운 작품에게.

17 사람의 교만이 굴복하겠고 장정들의 거만이 낮아질 것이다. 그 날에는 야훼만 높으심을 받을 것이다.

18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19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두려운 위엄과 그의 위엄의 광채 앞에서 사람들이 바위 굴과 땅 속 구멍으로 들어갈 것이다.

20 그 날에 사람들이 자기가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두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21 야훼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두려운 위엄과 그의 위엄의 광채 앞에서 바위의 구멍으로, 낭떠러지의 틈으로 들어가리라.

22 코에 숨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기를 그쳐라. 그가 무슨 가치가 있으랴?

2장은 두 개의 극적인 장면을 나란히 놓는다. 첫째는 시온으로 만방이 몰려오는 평화의 환상(2-4절). 둘째는 교만한 자들이 두더지 굴로 숨어드는 심판의 장면(10-22절). 두 장면이 같은 미래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 낮아지는 것은 교만이지, 사람이 아니다.



다음 장 —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무너진다. 장로와 통치자, 예언자와 점쟁이, 그리고 교만한 여인들.




이사야 3장 — 무너지는 기둥들


지지대를 거두시다

1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의지하는 것과 의지하는 자를 모두 거두어 가신다. 모든 양식의 의지처와 모든 물의 의지처,

2 용사와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3 오십부장과 존귀한 자, 모사와 숙련된 장인, 유능한 마법사까지.

4 내가 소년을 그들의 통치자로 삼고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5 백성이 서로 억압하고 사람이 사람을 적으로 삼으며 소년이 노인에게 대들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대들 것이다.

6 사람이 자기 형제의 집을 붙잡고 말할 것이다. “네게 겉옷이 있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라. 이 폐허가 네 손아래 있게 하여라.”

7 그가 그 날에 소리 높여 말할 것이다. “나는 치료사가 아니다.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겉옷도 없다.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아라.”

8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유다가 쓰러졌다. 이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야훼를 거슬렀고 그의 영광스러운 눈 앞에서 반역했기 때문이다.

9 그들의 낯빛이 그들에 대하여 증언한다. 소돔처럼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슬프다, 그들의 영혼이여. 그들이 스스로를 해악으로 갚았다.

10 의인에게 말하여라. 잘 될 것이라고. 그들은 행한 것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11 슬프다, 악인이여. 재앙이다. 손으로 행한 것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12 내 백성에 관하여 —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여인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내 백성이여,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인도하며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삼켜 버린다.





야훼의 법정

13 야훼께서 법정에 서신다.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일어서신다.

14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통치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너희가 포도원을 불살랐다.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은 것이 너희 집에 있다.

15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느냐? 어찌하여 가난한 자의 얼굴을 갈아대느냐?” 만군의 주 야훼가 선언하신다.





시온의 딸들

16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빼고 다니며 눈을 굴리며 종종걸음으로 걸으며 발목의 방울을 울린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종기를 내실 것이다. 야훼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18 그 날에 주께서 발목 방울과 머리 장식과 초승달 패물을 제거하실 것이다.

19 귀걸이와 팔찌와 면사포,

20 화관과 발걸이 사슬과 허리 띠와 향합과 부적,

21 반지와 코 패물,

22 겉옷과 속옷과 외투와 지갑,

23 거울과 세마포 속옷과 두건과 너울.

24 그 때에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띠 대신 줄이 생기고 땋은 머리 대신 대머리가 되고 화려한 옷 대신 거친 삼베를 두르고 아름다움 대신 낙인이 찍힐 것이다.

25 네 장정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네 용사들은 전쟁에 죽을 것이다.

26 시온의 성문들이 슬퍼하며 애통해할 것이다. 그녀가 황폐해져 땅바닥에 앉으리라.

이사야의 장신구 목록은 당시 엘리트 여성 문화의 사회사적 기록이기도 하다. 열여덟 가지 이상의 장식품이 나열된다. 이 장은 장신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짓밟히는 동안 꾸미는 데만 골몰하는 사회를 고발한다. 심판은 그 화려함을 역전시킨다 — 향기에서 썩은 냄새로, 아름다움에서 낙인으로.



다음 장 — 심판 너머 남은 자들의 환상. 야훼의 싹, 시온의 딸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장 — 야훼의 싹


일곱 여인

1 그 날에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양식을 먹고 우리 옷을 입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주십시오.”

전쟁으로 남자들이 죽으면 여성들이 생존 위기에 처하던 고대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결혼은 생존 보호막이었다.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보호막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다. 3장의 전쟁 심판이 낳은 사회적 결과를 4장이 이어받는다.





남은 자들의 시대

2 그 날에 야훼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자랑과 영광이 될 것이다.

3 시온에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가 거룩하다 불릴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해 기록된 모든 자가.

“야훼의 싹(צֶמַח יְהוָה — 체마흐 야훼)” — 이사야 11:1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과 연결되는 이미지다. 스가랴 3:8, 6:12에서는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키는 칭호가 된다. 여기서는 아직 구체적 인물이 아닌, 심판 뒤 새롭게 돋아나는 생명의 이미지다.

4 주께서 심판의 영으로,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깨끗이 하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5 야훼께서 시온 산의 온 지역과 그 집회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타오르는 불꽃의 빛을 창조하실 것이다. 모든 영광 위에 덮개가 될 것이다.

6 그것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것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출애굽 광야 여정의 이미지다. 이사야는 새 출애굽, 새 광야 여정의 언어로 회복을 묘사한다. 광야의 임시 성막 위를 덮었던 야훼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덮는다.



다음 장 — 포도원의 노래. 야훼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정성껏 가꾸었으나, 포도원은 들포도를 맺었다. 여섯 가지 화(禍)가 선언된다.




이사야 5장 — 포도원의 노래


사랑 노래

1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이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를. 내 사랑하는 이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기름진 언덕에.

2 그가 그것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거기에 술 틀을 팠다. 그가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건만 들포도를 맺었다.

3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가름하여라.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서 뜯어먹히게 하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가지를 치지도 않고 땅을 파지도 않을 것이며 찔레와 가시나무가 거기서 자라게 하리라. 구름에게도 명하여 거기에 비를 내리지 말게 하리라.

7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다. 유다 사람은 그가 기뻐하는 나무다. 그가 공의를 기대했으나 보라, 피 흘림이요. 의를 기대했으나 보라, 부르짖음이다.

히브리어 언어 유희가 이 절의 핵심이다. “공의(미슈파트)”를 기대했으나 “피 흘림(미스파흐)”이요, “의(체다카)”를 기대했으나 “부르짖음(체아카)”이다. 한 음절의 차이로 뒤집히는 현실 — 이사야의 시적 감각이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구절이다.





여섯 가지 화

8 화(禍)가 있을 것이다.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이어 더 이상 공간이 없게 될 때까지 땅 가운데 혼자 살려는 자들에게.

9 내 귀에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크고 아름다운 집들이 황폐해져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10 포도원 열 이랑에서 포도주 한 바트만 나고 한 호멜의 씨에서 한 에바만 낼 것이다.”

토지 집중 고발 — 소수가 땅을 독점하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다.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땅이 하나님의 것이며, 각 가문의 기업으로 나뉘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레위기 25장).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합과 이세벨의 나봇 포도원 강탈(열왕기상 21장)이 그 구체적 사례다.

11 화가 있을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찾고 밤늦게까지 앉아 포도주에 불을 붙이는 자들에게.

12 그들의 잔치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가 있다. 그러나 야훼의 행사를 보지 않고 그의 손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는다.

13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들의 귀한 자들은 굶어 죽고 그들의 무리는 목이 말라 죽을 것이다.

14 그러므로 스올이 그 욕망을 크게 열고 그 입을 무한히 벌렸다.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그 무리와 그 떠드는 소리와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그 속으로 내려간다.

15 사람이 굴복하겠고 장정이 낮아지겠고 교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16 만군의 야훼께서 공의로 높아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실 것이다.

17 어린 양들이 자기 목장에서 풀을 먹고 부자들의 폐허를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다.

18 화가 있을 것이다. 거짓의 줄로 죄악을 끄는 자들에게, 수레 끈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에게.

19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서두르게 하라, 그의 일을 속히 하게 하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와서 이루어지게 하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20 화가 있을 것이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으로 삼고 빛을 어둠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에게.

21 화가 있을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 총명하다 여기는 자들에게.

22 화가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자들에게, 독주를 섞기에 유능한 자들에게.

23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는다.





심판의 불

24 그러므로 불꽃이 지푸라기를 삼키듯 마른 풀이 불꽃 속에 쓰러지듯 그들의 뿌리가 썩을 것이다. 그들의 꽃이 티끌처럼 올라갈 것이다. 이는 그들이 만군의 야훼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25 그러므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심으로 그의 손을 들어 그들을 쳐서 산들이 진동하였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서 쓰레기처럼 되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먼 나라를 부르시다

26 그가 깃발을 세워 먼 나라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땅 끝에서 그들을 휘파람 소리로 부르신다. 보라, 그들이 빠르고 신속하게 온다.

27 그들 가운데 피곤한 자도 없고 비틀거리는 자도 없다.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다. 허리 띠가 풀리지 않고 신발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이 당겨져 있다.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 같고 바퀴는 회오리바람 같다.

29 그들의 부르짖음이 암사자 같고 젊은 사자처럼 포효한다. 그들이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잡아 안전한 곳으로 물고 가며 건져낼 자가 없다.

30 그 날에 그들이 바다 소리처럼 그들을 향하여 울부짖을 것이다. 사람이 땅을 바라보면 어둠뿐이다. 고통의 어둠이다. 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둠이 된다.

5장 마지막 구절들은 아시리아 군대를 묘사한 것으로 읽힌다. 이사야 시대의 독자들은 이 묘사를 읽으며 기원전 722년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기원전 701년 유다를 유린한 아시리아 군대를 떠올렸을 것이다. “땅 끝에서 휘파람 소리로 부르신다” —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군대를 부르는 것이 야훼라는 사실이다.



다음 장 — 이사야의 소명. 웃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야훼를 본다.




이사야 6장 — 내가 누구를 보내리요


웃시야 왕이 죽던 해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주께서 높고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았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

웃시야 왕이 죽은 해는 기원전 740년경으로 추산된다. 웃시야는 52년을 통치한 유다의 강력한 왕이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다. 정치적 안정이 흔들리는 그 순간, 이사야는 성전에서 다른 왕을 본다 — 옷자락만으로도 성전을 가득 채우는 왕.





스랍들의 노래

2 스랍들이 그 위에 서 있었다. 각각 여섯 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았다.

3 서로 불러 말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여.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셋의 반복 — 히브리어에서 셋의 반복(삼중 반복, 트리사기온)은 최상급 강조다. 후대 기독교 예전에서 이것은 “상투스(Sanctus)”라고 불리며 미사와 예배의 중심 송영이 되었다. 스랍(שְׂרָפִים — 세라핌)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날개 여섯 중 둘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야훼의 임재 앞에서의 극도의 경외를 보여준다. 신도 그 얼굴을 가린다.

4 부르는 자의 소리에 의해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다.





“화로다, 나여”

5 그 때 내가 말했다. “화로다, 나여. 망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건만 내 눈이 왕, 만군의 야훼를 보았기 때문이다.”

6 그 때 스랍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그 손에 불집게로 제단에서 집은 불타는 숯이 있었다.

7 그것으로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다. 네 죄악이 사하여졌고 네 죄가 속하여졌다.”

정화의 순서 — 이사야는 야훼를 보는 즉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한다. 정화는 그 다음에 온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신성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 먼저, 정화가 그 뒤를 따른다. 불타는 숯으로 입술을 태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정화다. 말하는 자를 먼저 정결하게 해야 말이 신뢰를 얻는다.





소명

8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리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것이냐?” 그 때에 내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 그가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무겁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낫게 되지 않도록.”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다. 예언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듣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니. 이것은 결과의 언어다 — 예언의 거부가 장기화될 때 그것이 강화된다는 뜻으로 읽는다. 마태복음 13:14-15, 마가복음 4:12, 요한복음 12:40에서 예수가 이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을 거부하는 군중에게 적용한다. 사도행전 28:26-27에서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전환하는 이유로 이 구절을 든다. 이사야 6:9-10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사야 본문이다.





“언제까지입니까?”

11 그 때 내가 물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집들에 사람이 없고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12 야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고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게 하실 때까지다.

13 거기에 아직 십분의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도 다시 불살라질 것이다. 상수리나무나 참나무가 베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 이사야 소명 이야기의 결말이 여기 있다. 심판이 완전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루터기가 남는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 생명이 돋는다. 이사야 11장의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이 이미지를 이어받는다. 황폐함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그루터기가 마지막 말이다.



다음 장 —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표적이 주어진다. 아시리아-에브라임 연합의 침공 위협 속에서.




이사야 7장 — 임마누엘


두 왕의 위협

1 아하스(Ahaz · ㉸ 아하즈) — 요담의 아들, 웃시야의 손자, 유다 왕 — 의 시대에, 아람(Aram)의 왕 르신(Rezin · ㉸ 르친)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야(Remaliah · ㉸ 르말야)의 아들 베가(Pekah · ㉸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이길 수 없었다.

2 다윗의 집에 소식이 전해졌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손을 잡았다.” 아하스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 흔들렸다.

기원전 734-732년의 시리아-에브라임 전쟁(또는 위기). 아람과 북이스라엘(에브라임)이 연합하여 유다 왕 아하스에게 반-아시리아 연합에 합류하도록 강요했다. 아하스는 거부했다. 두 나라는 아하스를 교체하고 자기들의 꼭두각시 왕을 세우려 했다. 아하스는 결국 아시리아에 도움을 청한다 — 이사야가 반대했던 그 선택.





“두려워하지 마라”

3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아들 스알야숩(Shear-jashub · ㉸ 스아르야숩)을 데리고 나가거라. 세탁자의 밭 윗 못 수도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스알야숩(שְׁאָר יָשׁוּב) —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다. 이사야는 아들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인 아이를 데리고 간다. 이름이 말을 한다. 아하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이름이 눈앞에 서 있다.

4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하여라. 조심하여라, 침착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람의 왕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 — 이 두 연기 나는 부지깽이 꼬리 때문에 네 마음이 떨지 마라.

5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악한 계략을 꾸며 말하기를,

6 ’우리가 유다에 올라가서 그것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쪼개어 다브엘(Tabeel · ㉸ 타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삼자’고 했다.

7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것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8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이 무너져 더 이상 백성이 아닐 것이다.

9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할 것이다.”





임마누엘 표적

10 야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11 “야훼 너의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여라. 깊은 곳에서든 높은 곳에서든.”

12 아하스가 말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야훼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13 그가 말했다. “다윗의 집이여, 들어라. 너희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냐? 내 하나님까지 지치게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Immanuel)이라 할 것이다.

15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16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임마누엘(עִמָּנוּ אֵל — 임마누 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히브리어 원문 “하알마(הָעַלְמָה)”는 “젊은 여인”을 뜻하는 단어다. 히브리어에서 처녀를 명확히 지칭하는 단어는 “베툴라(בְּתוּלָה)”다. 기원전 3-2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셉투아긴타)은 이 단어를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로 옮겼는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처녀를 뜻한다. 마태복음 1:23은 70인역을 직접 인용하며 예수의 탄생에 이 구절을 적용한다. 본래 문맥에서 임마누엘 표적은 아하스 시대의 즉각적인 위기(아람-에브라임 연합)가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끝난다는 뜻이다. 기독교는 이것을 더 깊은 의미의 성취로 읽는다.





아하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

17 야훼께서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에브라임이 유다에서 떨어진 날부터 오지 않았던 날들을 가져오실 것이다. 아시리아 왕을.

18 그 날에 야훼께서 이집트 강의 끝 파리를, 아시리아 땅의 벌을 휘파람 소리로 부르실 것이다.

19 그것들이 다 와서 황량한 골짜기와 바위 틈새와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목장에 앉을 것이다.

20 그 날에 주께서 강 저편에서 세낸 면도날 곧 아시리아 왕으로 머리털과 발 털을 미실 것이다. 수염까지 없애실 것이다.

“강 저편에서 세낸 면도날” — 아시리아를 가리키는 섬뜩한 비유다. 야훼가 아시리아를 도구로 쓰신다. 그 도구가 유다를 면도하듯 깎는다. 아하스가 구원을 위해 부른 나라가 결국 유다를 짓밟는 도구가 된다는 역설.

21 그 날에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이다.

22 그것들이 많은 젖을 주므로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다. 그 땅에 남은 자가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23 그 날에 은 천 개 가치의 포도나무 천 그루 있던 모든 곳이 찔레와 가시나무밭이 될 것이다.

24 온 땅이 찔레와 가시나무가 되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25 호미로 파던 모든 산들에서 찔레와 가시나무 때문에 두려워 거기에 가지 못할 것이다. 소를 내어 놓는 곳, 양들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다음 장 — 이사야의 두 아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친다는 약속.




이사야 8장 — 홍수처럼 밀려오는 강


두 번째 아들의 이름

1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큰 서판을 가져다가 일반 글씨로 거기에 써라. ’마헬살랄하스바스(Maher-shalal-hash-baz · ㉸ 마헬르 살랄 하스 바즈)’라고.”

마헬살랄하스바스(מַהֵר שָׁלָל חָשׁ בַּז) — “노략이 속히 임하고 탈취가 재빠르다”는 뜻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이다. 이 이름이 공개 기록으로 먼저 증인들 앞에 세워진다. 예언의 공증이다.

2 나는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들을 세웠다. 제사장 우리야(Uriah)와 여베레기야(Jeberechiah · ㉸ 여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

3 내가 여예언자에게 나아갔다.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여라.

4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아람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실로아의 물을 버린 백성

5 야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6 “이 백성이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Siloah · ㉸ 실로암)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므로,

7 보라, 주께서 그들 위에 강의 강력하고 많은 물을 가져오신다 —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그것이 모든 수로 위로 올라와 모든 제방을 넘을 것이다.

8 그것이 유다로 흘러 넘쳐 목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이여, 그 날개를 펼치면 네 땅이 가득할 것이다.”

실로아 — 예루살렘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수로. 겸손하고 조용한 물이다. 이 물을 버리고 강대국에 의지한다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 이미지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는 실로아 못에서 소경을 고친다. 이사야의 실로아가 그 배경이다.





연합을 두려워하지 마라

9 민족들아, 너희가 떠들어도 무너질 것이다. 먼 나라들아, 귀를 기울여라. 허리를 동이어라, 무너질 것이다. 허리를 동이어라, 무너질 것이다.

10 너희가 계략을 세워라, 무너질 것이다.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11 야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다.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라고.

12 “이 백성이 동맹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너는 동맹이라 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13 만군의 야훼 — 그를 거룩하다 하여라.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아라. 그를 너희의 공포로 삼아라.

14 그가 거룩한 처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려 넘어지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덫과 올무가 될 것이다.

15 그들 중 많은 자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쓰러지고 깨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힐 것이다.”

“걸려 넘어지는 돌” — 이 이미지는 신약에서 예수에게 적용된다. 로마서 9:33, 베드로전서 2:8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돌이 된다고 말한다. 이사야의 돌이 천 년을 건너 새로운 맥락을 얻는다.





율법과 증거

16 나의 증거를 싸서 봉하여라. 나의 제자들 중에 율법을 봉하여라.

17 나는 야훼를 기다릴 것이다. 그가 야곱의 집에 얼굴을 가리우신다. 나는 그를 바라볼 것이다.

18 보라, 나와 야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시온(Zion) 산에 계시는 만군의 야훼로부터 온 표적과 예조다.

“나와 내 자녀들” — 이사야와 두 아들이 함께 예언의 표지다. 스알야숩(“남은 자가 돌아온다”), 마헬살랄하스바스(“노략이 속히 온다”). 두 이름이 긴장 속에 공존한다. 심판과 희망이 같은 가정 안에 있다. 히브리서 2:13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내가 야훼를 의지하리라, 나와 야훼께서 주신 자녀들”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어둠과 빛

19 그들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혼령을 대하는 자와 점쟁이에게 물어보아라. 중얼거리고 속삭이는 자들에게.” 그러나 백성은 자기 하나님에게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산 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20 율법과 증거를 따르여라. 만약 그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침이 없을 것이다.

21 그들이 그 땅을 지나가며 괴롭고 굶주릴 것이다. 굶주릴 때에 분노하고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위를 쳐다보고

22 땅을 내려다보아도 환난과 어둠, 빛이 사라진 고통. 짙은 어둠 속으로 내몰릴 것이다.



다음 장 —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친다. 한 아이가 태어난다. 헨델의 메시아.




이사야 9장 —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


어둠 속의 빛

1 그러나 고통받던 자에게 어둠이 없을 것이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Zebulun · ㉸ 즈불룬)의 땅과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의 땅을 낮추셨으나 나중에는 바닷길, 요단 강 저편, 이방인의 갈릴리(Galilee · ㉸ 갈릴래아)를 영화롭게 하셨다.

2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마태복음 4:14-16이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예수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는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북부 지역이다. 이사야 시대에 아시리아의 티글랏-빌레셋 3세가 기원전 732년경 이 지역을 속주로 만들었다 — “낮추셨다”의 역사적 배경이다.

3 주께서 나라를 크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셨다. 그들이 추수 때처럼 기뻐하며 노략물을 나눌 때처럼 즐거워한다. 당신 앞에서.

4 이는 그들에게 짐 지운 멍에와 어깨의 막대와 억압자의 지팡이를 미디안(Midian)의 날처럼 꺾으셨기 때문이다.

5 전쟁 중에 신는 모든 신발과 피에 젖어 뒹구는 군복이 불에 태울 연료가 될 것이다.





한 아이

6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이라. 통치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러하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7 그 통치와 평강의 증가가 끝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보좌와 그 나라에서 그것이 공의와 의로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지될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구절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1741)” 2부 12번 합창의 본문이다.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기독교 전통은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적용한다. 히브리어 원문의 이름들은 사실 히스기야 왕 같은 이상적 왕에 대한 즉위 찬가일 수 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즉위 때 신적 칭호를 부여하는 관습이 있었다. 두 독서 — 당대의 왕에 대한 즉위 찬가,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아에 대한 예언 — 가 이 구절을 두고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8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했다.

9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알 것이다.

10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다듬은 돌로 세울 것이다. 뽕나무가 베였지만 우리가 백향목으로 대체할 것이다.”

11 그러므로 야훼께서 르신의 대적을 높이시고 그의 원수들을 자극하셨다.

12 동쪽의 아람과 서쪽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입을 벌려 먹을 것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13 백성이 자기를 치신 이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야훼를 구하지 않는다.

14 그러므로 야훼께서 하루 만에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셨다.

15 장로와 존귀한 자는 머리다.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는 꼬리다.

16 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잘못 이끌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멸망 당한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소년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이 모두 위선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한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꺼지지 않는 불

18 악이 불처럼 타올라 찔레와 가시나무를 삼키고 숲의 덤불을 불태운다. 연기 기둥들이 소용돌이친다.

19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땅이 불타고 백성은 불에 타는 연료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20 오른쪽에서 베어 먹어도 굶주리고 왼쪽에서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그들이 각각 자기 팔의 살을 먹는다.

21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는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유다에 대항한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그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 이 후렴구가 9:12, 9:17, 9:21, 10:4에 반복된다. 연속적 심판 단락의 구분선이다. 반복이 누적될수록 그 무게가 쌓인다. 그러나 이 후렴구 직전에 항상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심판은 돌이킴의 거부에 뒤따른다.



다음 장 — 야훼의 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그러나 막대기도 심판받는다.




이사야 10장 — 진노의 막대기


불의한 법령에 화가 있다

1 화가 있을 것이다. 불의한 법령을 제정하고 억압을 조장하는 규정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2 그들은 가난한 자의 권리를 빼앗고 내 백성의 고통받는 자들을 짓밟는다. 과부들을 자기 먹이로 삼고 고아를 약탈한다.

3 너희가 심판의 날에 어쩔 것이냐? 먼 곳에서 오는 폭풍 때에? 너희가 도움을 구하여 누구에게 달려가겠느냐? 너희 영광을 어디에 두겠느냐?

4 사로잡힌 자들 아래 웅크리거나 죽임 당한 자들 아래 쓰러지는 것 말고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의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야훼의 막대기 — 아시리아

5 화로다, 아시리아여. 내 진노의 막대기, 내 분노의 지팡이여.

6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보내고 내가 진노하는 백성에게 맞서 명령을 내렸다. 노략하고 탈취하며 길거리의 진흙처럼 그들을 짓밟으라고.

7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은 이렇게 계획하지 않는다.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끊어버리는 것을 그는 생각한다.

8 “내 통치자들이 모두 왕들이 아니냐?

9 갈로(Calno · ㉸ 칼노)가 갈그미스(Carchemish · ㉸ 카르케미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하맛(Hamath · ㉸ 하마트)이 아르밧(Arpad · ㉸ 아르팟)처럼 되지 않았느냐? 사마리아(Samaria)가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10 내 손이 우상들의 나라들에 이르렀다. 그 조각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것보다 많았다.

11 사마리아와 그 우상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과 그 신상들에게 하지 않겠느냐?”





도구가 심판받다

12 주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자기 모든 일을 마치신 뒤에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거만한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

13 그가 말하기 때문이다. “내 손의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행하였다. 나는 지혜롭기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를 옮기고 그들의 보물을 빼앗았으며 힘센 자처럼 왕좌에 앉은 자들을 끌어내렸다.

14 내 손이 독수리 둥지처럼 민족들의 재물을 잡았다. 온 땅을 모았으되 버려진 알처럼 아무도 날개를 펼쳐 날지 않고 입을 벌리거나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15 도끼가 자신을 찍는 자에 대해 자랑하겠느냐? 톱이 자신을 켜는 자에 대해 뻐기겠느냐? 지팡이가 자신을 드는 자를 휘두를 것 같느냐? 막대기가 나무가 아닌 자를 들어올리겠느냐?

도구는 도구다. 아시리아는 야훼의 손에 들린 막대기였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자기 힘을 자랑한다. 이것이 그 죄다. 아시리아의 죄는 잔인함이 아니라 교만이다 — 자신이 도구임을 모르는 교만. 이 역설적 신학은 이사야 예언의 핵심 구조다. 역사의 초강대국이 신의 손에 든 연필이라는 것.

16 그러므로 만군의 주께서 아시리아의 살진 자들에게 쇠약함을 보내실 것이다. 그의 영광 아래에 마치 불처럼 타는 것이 타오를 것이다.

17 이스라엘의 빛이 불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화염이 될 것이다. 하루에 그의 찔레와 가시나무를 불태워 없애실 것이다.

18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을 혼이 몸을 녹이듯 다 없애실 것이다. 그것이 시들어 없어질 것이다.

19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아이도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적을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20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집의 피난민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쳤던 자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야훼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21 남은 자 —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22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 같아도 그 가운데 남은 자만이 돌아올 것이다. 넘치는 의로 파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23 정해진 파괴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온 땅에 행하실 것이다.

“스알야숩(남은 자가 돌아온다)” — 이사야가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던 그 예언이 여기서 신학적 명제가 된다.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 “남은 자(שְׁאָר — 쉐아르)” 신학은 로마서 9-11장에서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논할 때 다시 끌어올리는 이사야의 핵심 개념이다.





아시리아의 진격

24 그러므로 만군의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막대기로 너를 때리고 이집트가 했던 것처럼 그가 지팡이를 들어 너를 쳐도.

25 잠시 후에 분노가 끝나고 내 진노가 그들의 멸망을 향할 것이다.”

26 만군의 야훼께서 그를 위해 채찍을 준비하실 것이다.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셨던 것처럼. 이집트를 향하여 바다 위로 그의 지팡이를 들으셨다.

27 그 날에 그의 짐이 네 어깨에서 내려지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떠날 것이다. 기름진 것으로 인해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28 아시리아가 아얏(Aiath)에 이르렀다. 미그론(Migron)을 통과했다. 믹마스(Michmash · ㉸ 미크마스)에 짐을 맡겼다.

29 고개를 넘었다. 게바(Geba)에서 밤을 보냈다. 라마(Ramah)가 두려워 떤다. 사울의 기브아(Gibeah)가 도망쳤다.

30 딸 갈림(Gallim · ㉸ 갈림)이여, 소리쳐라. 라이사(Laishah)여, 들어라. 불쌍한 아나돗(Anathoth · ㉸ 아나톳)이여.

31 마드메나(Madmenah)가 도망쳤다. 게빔(Gebim) 주민이 피난한다.

32 오늘 놉(Nob · ㉸ 노브)에서 멈추어 선다. 그가 손을 흔든다. 딸 시온의 산을, 예루살렘 언덕을 향하여.

33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두려운 기세로 가지들을 찍어 내리신다. 높이 솟은 것들이 잘려 나간다. 교만한 것들이 낮아진다.

34 그가 철로 숲의 덤불을 치실 것이다. 레바논이 전능자에 의해 쓰러질 것이다.



다음 장 — 레바논이 쓰러진 자리에서 한 싹이 돋는다. 이새의 그루터기.




이사야 11장 —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1 이새(Jesse · ㉸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2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3 그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결하지 않을 것이다.

4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위해 판결할 것이다. 그는 자기 입의 지팡이로 땅을 칠 것이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5 의가 그의 허리 띠가 될 것이다. 성실이 그의 몸의 띠가 될 것이다.

이새의 그루터기 —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다. 다윗 왕가를 나무로 표현한다. 10장 마지막에서 레바논의 나무들이 쓰러졌다. 쓰러진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돋는 이미지가 이어진다. 아시리아에 의해 짓밟힌 다윗 왕조의 잔재에서 새 왕이 돋아난다는 예언이다. 기독교는 이 싹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다. 로마서 15:12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평화의 나라

6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 것이다.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위에서 놀고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는 일도 없고 파괴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야훼를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은 서로 잡아먹는 관계에 있는 동물들을 나란히 놓는다. 이리와 양, 표범과 새끼 염소, 사자와 소. 피식자와 포식자의 공존. 이것은 자연의 역전이 아니라 깊은 평화의 이미지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는” 장면은 인간의 가장 큰 취약성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세계를 그린다.





이새의 뿌리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민족들을 위해 기치로 서 있을 것이다. 나라들이 그에게 물을 것이다. 그가 머무는 곳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11 그 날에 주께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내미셔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되찾으실 것이다. 아시리아, 이집트, 바드로스(Pathros · ㉸ 파트로스), 구스(Cush · ㉸ 쿠스), 엘람(Elam), 시날(Shinar · ㉸ 시나르), 하맛(Hamath · ㉸ 하마트),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두 번째로” — 첫 번째는 출애굽이었다. 두 번째 귀환은 새 출애굽이다.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포로귀환을 출애굽의 재현으로 보는 이사야의 신학이 여기 압축되어 있다.

12 그가 나라들을 위해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추방된 자들을 모으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거두실 것이다.

13 에브라임의 질투가 사라지고 유다를 괴롭히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가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14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의 어깨를 날아가며 칠 것이다. 함께 동방 백성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이 에돔(Edom)과 모압(Moab)에 손을 뻗고 암몬(Ammon) 자손이 복종할 것이다.

15 야훼께서 이집트 바다의 혀를 없애시고 그의 손을 유프라테스(Euphrates)강 위에 뜨거운 기운으로 흔드셔서 그것을 일곱 작은 개울로 만드시니 사람들이 신을 신고 건너갈 것이다.

16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처럼 아시리아에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위한 대로가 있을 것이다.



다음 장 — 짧은 찬양. “그 날에 말하리라, 주께 감사합니다.”




이사야 12장 — 구원의 우물


찬양의 첫째 노래

1 그 날에 네가 말할 것이다. “야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게 진노하셨지만 당신의 진노가 돌이켜지고 당신이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2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야 — 야훼 — 이것이 나의 힘이요 노래다. 그가 내 구원이 되셨기 때문이다.”

“야 — 야훼(יָהּ יְהוָה)” — 히브리어 원문에서 야훼의 단축형(야)과 완전형(야훼)이 나란히 놓인다. 출애굽기 15:2, 시편 118:14에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모세의 바다 노래와 시편 118이 공유하는 이 찬양이 이사야 12장에 다시 등장한다. 구원의 언어는 반복된다.

3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을 것이다.





찬양의 둘째 노래

4 그 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야훼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의 행하심을 민족들 중에 알려라. 그의 이름이 높다고 말하여라.

5 야훼를 찬양하여라. 그가 탁월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여라.

6 시온의 거주민이여, 소리 높여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크심이라.”

12장은 이사야 1-12장 전체의 결말이다. 고발(1장)로 시작하여 심판(2-10장), 메시아 환상(9, 11장)을 거쳐 찬양으로 끝난다. 두 개의 짧은 시가 “그 날에”로 시작하며 연결된다. “그 날”은 야훼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다. 이 짧은 장은 제2이사야(40-55장)의 긴 찬양들을 예비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으리라” —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말할 때, 이사야의 이 이미지가 배경에 있다.



다음 장 — 바벨론 신탁. 황폐해질 도성, 계명성의 몰락.




이사야 13장 — 바벨론의 황혼


표제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벨론(Babylon · ㉸ 바빌론)에 대한 짐(신탁).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신탁 모음이다. 바벨론 신탁(13-14장)이 첫머리에 놓인다. 이사야의 사역 시기(기원전 740-700년)에 바벨론은 아직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강국이 아니었다.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기원전 605-586년의 일이다. 이 신탁이 이사야의 것이냐, 아니면 포로기 예언자의 것이냐 — 학계의 논쟁이다. 본문은 이사야의 이름 아래 전승되었다.





야훼의 날

2 민둥산 위에 기치를 들어라. 그들에게 소리 높여 외쳐라. 손을 흔들어 귀족들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라.

3 내가 나의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의 용사들을 불렀다. 내 진노를 실행할 자들을. 나의 오만하게 기뻐하는 자들을.

4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린다. 산들 위에서. 폭도처럼 들리는 소리. 왕국들이 모이는 나라들의 소리. 만군의 야훼께서 전쟁 군대를 점검하고 계신다.

5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다. 하늘 끝에서. 야훼와 그의 진노의 도구들이. 온 땅을 멸하러.

6 통곡하여라, 야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전능자로부터 오는 파괴로.

7 그러므로 모든 손이 늘어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8 그들이 두려워하고 진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 당할 것이다. 각자가 그 이웃을 놀란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불꽃처럼 붉어질 것이다.

9 보라, 야훼의 날이 온다. 잔인한 날, 분노와 맹렬한 진노로.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가운데 죄인들을 멸절하기 위해.

10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해가 떠오를 때 어두울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11 내가 세상의 악을 벌하고 악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교만한 자들의 오만함을 끝내고 폭군들의 거만함을 낮추겠다.

12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희귀하게 하겠다. 순금보다 더 — 오빌(Ophir · ㉸ 오피르)의 금보다.

13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흔들 것이다. 그 땅이 자기 자리에서 움직일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진노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14 쫓기는 노루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각각 자기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다.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할 것이다.

15 붙잡히는 자는 쓰러질 것이다. 모인 자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16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메어쳐질 것이다. 그들의 집은 약탈당할 것이다. 그들의 아내는 강간당할 것이다.





메대의 군대

17 보라, 내가 메대(Media · ㉸ 메디아)를 그들에게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은을 개의치 않고 금을 좋아하지 않는다.

18 그들의 활이 소년들을 꿸 것이다.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아이에게 눈이 긍휼하지 않을 것이다.

19 나라들 중의 영광인 바벨론, 갈대아인들의 자랑인 그 도성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될 것이다.

메대 — 현재 이란 북서부 지역의 인도-이란 계열 민족. 기원전 612년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켰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키루스) 왕의 페르시아-메대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했다. 이 신탁이 가리키는 것은 그 사건들이다.

20 영원히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대대로 거주하지 않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이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이 양 떼를 그 안에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21 들짐승들이 거기 누울 것이다. 그들의 집은 올빼미로 가득할 것이다. 타조들이 거기 살 것이다. 귀신들이 거기서 춤출 것이다.

22 자칼들이 그 궁전에서 울부짖고 호화로운 전각에서 이리들이 울 것이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 시대가 길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멸망 예언의 실제 성취 — 고레스(페르시아 왕)가 기원전 539년 전투 없이 바벨론을 점령했다. 그러나 바벨론의 완전한 폐허화는 점진적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1년 입성했을 때도 도시는 존재했다. 완전한 폐허화는 그 이후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약 85킬로미터 지점의 힐라 주변이 그 유적지다. 고대의 화려함은 사라졌다.



다음 장 — 바벨론 왕에 대한 풍자 노래. 계명성의 몰락.




이사야 14장 — 계명성의 몰락


이스라엘의 귀환

1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 땅에 두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여 야곱 집에 연합할 것이다.

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 야훼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자기들을 억압했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3 야훼께서 네 슬픔과 두려움과 네가 섬기던 고된 노역에서 너를 쉬게 하시는 날에

4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조롱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풍자 노래 — 억압자의 최후

“억압자가 끝났다. 황금 성읍이 끝났다.

5 야훼께서 악인의 지팡이를, 통치자들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6 성나서 민족들을 계속 쳤던 자, 끊임없이 민족들을 지배하며 박해하던 자, 그가 방해받지 않고 했던 그 일들.

7 온 땅이 쉬고 조용하다. 그들이 터뜨려 노래한다.

8 레바논의 잣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인해 기뻐한다. ‘네가 쓰러진 이후 나무꾼이 우리에게 올라오지 않는다.’

9 스올이 아래에서 너를 맞으러 들끓는다. 네가 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를 위해 망령들을 일깨운다. 땅의 모든 지도자들을. 나라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나게 한다.

10 그들이 모두 말을 꺼낸다. 너에게 말한다.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같아졌구나.’

11 네 화려함이 스올로 내려졌다. 네 비파의 소리도 함께. 벌레가 네 자리에 깔리고 지렁이가 네 덮개가 되었다.





계명성

12 아아,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계명성(啓明星), 새벽의 아들아. 네가 어찌 땅에 찍혔느냐. 나라들을 무너뜨리던 자야.

13 네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내가 북쪽 끝,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14 내가 구름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내가 지존자와 같아지리라.’

15 그러나 너는 스올에 내려갔다. 구덩이의 가장 깊은 곳에.”

계명성(הֵילֵל בֶּן-שַׁחַר — 헬렐 벤 샤하르) — “새벽의 아들,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다. 라틴어 성경(불가타)이 이를 “Lucifer(루키페르)”로 번역했다. 본래 본문은 바벨론 왕 — 아마도 네부카드네자르 2세 또는 그 상징적 형상 — 에 대한 날카로운 정치적 풍자다.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교만이 스올 가장 깊은 곳으로의 추락으로 끝난다는 역전의 이야기다. 이 구절이 사탄의 전락(하늘에서 쫓겨나는 악마)을 묘사한 것으로 읽히기 시작한 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다. 루가복음 10:18에서 예수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이 이 구절과 연결되었다. 기원후 3-4세기 교부들의 해석을 거쳐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 사탄의 이름이 되었다. 이사야 본문 자체는 그 해석을 말하지 않는다. 바벨론 왕을 향한 풍자다.

16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유심히 살필 것이다. 그들이 생각할 것이다. ’이 자가 땅을 진동시키고 왕국들을 흔들었던 자가 맞느냐?

17 세상을 황야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허물었으며 포로들을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았던 자가?’

18 나라들의 모든 왕들이 각자 자기 집에서 영광스럽게 누워 있다.

19 그러나 너는 밭 밖으로 내던져졌다. 혐오스러운 나무의 가지처럼. 칼에 찔린 자들의 옷을 입고서. 구덩이 돌들 위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짓밟힌 시체처럼.

20 네가 자기 땅을 멸망시키고 자기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는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21 그 아버지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들을 살육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의 표면을 성읍들로 채우지 못하도록.

22 내가 그들을 치리라고 만군의 야훼가 선언하신다. 바벨론의 이름과 남은 자와 자녀와 후손을 끊으리라. 야훼의 말씀이다.

23 내가 그것을 고슴도치의 소유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가 되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아시리아를 향한 선언

24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셨다.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5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부수겠다. 내 산들에서 그를 밟겠다. 그러면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떠날 것이다.”

26 이것이 온 땅을 향해 정해진 계획이다. 이것이 모든 나라를 향하여 편 손이다.

27 만군의 야훼께서 계획하셨다. 누가 이것을 막겠느냐? 그의 손이 펼쳐졌다.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블레셋 신탁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짐(신탁)이 왔다.

29 온 블레셋(Philistia · ㉸ 필리스티아)아, 기뻐하지 마라.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30 가난한 자의 첫째 아이들이 먹을 것이다. 궁핍한 자들이 안전하게 누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네 뿌리를 굶겨 죽이겠다. 네 남은 자들을 죽이겠다.

31 성문아, 울부짖어라. 성읍아, 부르짖어라. 온 블레셋아, 녹아버려라. 북쪽에서 연기가 온다. 그것의 종대 중에 낙오자가 없다.

32 나라의 사자들에게 무엇을 답하겠느냐? “야훼가 시온을 세우셨고 그의 백성의 고통받는 자들이 거기 피난하리라.”



다음 장 — 모압을 향한 애가. 민족의 눈물을 이사야도 함께 흘린다.




이사야 15장 — 모압의 밤


하룻밤에

1 모압(Moab)에 대한 짐(신탁).

아르(Ar)가 하룻밤에 황폐해졌다. 멸망했다. 기르(Kir · ㉸ 키르)가 하룻밤에 황폐해졌다. 멸망했다.

모압은 현재 요르단 중부 지역에 해당한다. 사해 동쪽, 아르논 강 남쪽. 이스라엘과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가진 민족이다. 룻기의 룻이 모압 여인이다. 이사야 15-16장의 모압 신탁은 예레미야 48장에서 거의 동일하게 다시 나온다. 두 예언자가 공통 자료를 공유했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인용했을 것이다.

2 그들이 바잇과 디본(Dibon)에 올라갔다. 산당들에, 울기 위해. 느보(Nebo)와 메드바(Medeba)를 위해 모압이 통곡한다. 모든 머리는 민둥머리가 되고 모든 수염은 깎였다.

3 그들의 거리에서 그들이 굵은 베를 걸쳤다. 지붕과 광장에서 모두 통곡하며 눈물로 흘러내린다.

4 헤스본(Heshbon)과 엘르알레(Elealeh · ㉸ 엘알레)가 부르짖는다. 그 소리가 야하스(Jahaz · ㉸ 야하즈)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자들이 부르짖는다. 그들의 영혼이 떨린다.

5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울부짖는다. 그 피난민들이 소알(Zoar · ㉸ 소아르)까지, 세 살 된 암소처럼, 루힛(Luhith)언덕까지 올라가며 운다. 호로나임(Horonaim) 길에서 파괴를 울부짖으며 내려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울부짖는다” — 이사야가 이방 나라의 고통을 함께 울고 있다. 예언자가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심판 신탁이 아닌 이유다. 예레미야도 모압을 위해 운다(예레미야 48:36). 예언자는 심판을 말하지만 그 고통 앞에 무감각하지 않다.

6 님림(Nimrim)의 물이 황폐해졌다. 풀이 말라 시들었고 푸른 것이 없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저축해 놓은 것들을 버드나무 강(Brook of the Willows)을 건너 가져간다.

8 그 부르짖음이 모압 경계를 돌아다닌다. 그 울음이 에글라임(Eglaim)까지, 그 울음이 브엘 엘림(Beer-elim · ㉸ 브에르 엘림)까지.

9 디몬(Dimon)의 물이 피로 가득하다. 내가 디몬에 더 많은 것을 더하겠다. 모압의 피난민들에게 사자를,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다음 장 — 모압의 망명자들이 시온에 조공을 보내는 장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사야 16장 — 포도원이 사라지다


조공과 피난

1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여라. 셀라(Sela)에서 광야를 지나 딸 시온의 산으로.

2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강의 나루터에서 둥지에서 쫓겨난 새처럼, 흩어진 새끼처럼 된다.

3 “도움을 주어라. 피난처를 만들어라. 밝은 대낮에 밤처럼 그늘을 만들어라. 쫓겨난 자들을 숨겨라. 방랑자를 배반하지 마라.

4 내 쫓겨난 자들을 너희에게 거주하게 해 달라. 파괴자에게서 모압을 피난처로 삼게 해 달라. 억압이 끝나고 파괴가 그치며 짓밟는 자가 땅에서 사라지면

5 보좌가 인자함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신실하게 다윗의 장막에서 앉을 것이다. 공의를 구하며 의를 빠르게 행하는 자.”

다윗의 장막과 인자함으로 다스리는 왕 — 모압이 유다에게 피난처를 구하며 이 말을 한다. 이방 나라가 다윗의 보좌를 그 보호의 근거로 부른다.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왕과 연결되는 이미지다.

6 우리가 모압의 교만함을 들었다. 매우 교만한 자. 그의 오만함과 거만함과 격렬한 자랑. 그러나 그의 자랑은 공허하다.





포도원의 노래가 애가로

7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해 울부짖을 것이다. 모두가 울 것이다. 기르 하레셋(Kir-hareseth · ㉸ 키르 하레셋)의 건포도 과자들을 위해 탄식하고 완전히 쓰러진 것들을 위해 울부짖을 것이다.

8 헤스본(Heshbon)의 밭들이 시들었다. 시브마(Sibmah)의 포도나무가. 그것의 가지들이 나라들의 통치자들을 무너뜨렸다. 그것들이 야셀(Jazer · ㉸ 야제르)에 닿고 광야로 퍼져나갔다. 그것의 줄기들이 넓게 퍼져서 바다를 건넜다.

9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으로 시브마의 포도나무를 위해 울겠다. 헤스본과 엘르알레(Elealeh · ㉸ 엘알레)여, 내 눈물로 너희를 적시겠다. 여름 과일과 너희 추수를 향해 전쟁의 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10 기쁨과 즐거움이 기름진 밭에서 사라졌다. 포도원에서 기쁜 노래도 없고 외치는 소리도 없다. 술 틀에서 포도를 밟는 자가 없다. 내가 포도 밟는 소리를 그쳤다.

이사야가 이방 나라의 포도원 황폐화를 애도한다. 5장의 포도원 노래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묘사했다면, 여기서는 모압의 포도원이 사라진다. 예언자는 그 상실을 함께 운다. 포도원은 번영과 기쁨의 상징이다. 그것이 사라질 때 예언자가 운다는 것 — 심판이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다.

11 그러므로 내 창자가 모압을 위해 하프처럼 울린다. 내 속이 기르 하레셋을 위해.

12 모압이 산당에서 지쳐 나타날 때 그가 자기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세 해 안에

13 이것이 야훼께서 전에 모압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다.

14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세 해 안에 — 품꾼이 햇수를 정밀하게 세는 것처럼 — 모압의 영광이 멸시받을 것이다. 그 많은 무리와 함께. 남은 자는 매우 적고 작을 것이다. 힘이 없을 것이다.”



다음 장 — 다메섹(아람)에 대한 신탁. 그리고 에브라임의 운명.




이사야 17장 — 다메섹이 무너지다


다메섹 신탁

1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에 대한 짐(신탁).

보라, 다메섹이 성읍에서 없어지겠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2 아로엘(Aroer · ㉸ 아로에르)의 성읍들이 버려질 것이다. 양 떼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것들이 누워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3 에브라임의 요새가 끝나고 다메섹의 왕국이 끝날 것이다. 아람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기원전 732년, 아시리아의 티글랏-빌레셋 3세가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다. 이 신탁은 그 사건을 예언한 것으로 읽힌다. 다메섹은 당시 아시리아에 맞선 반-아시리아 연합(아람-에브라임 동맹)의 중심이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지다

4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야위게 될 것이다.

5 마치 추수하는 자가 서 있는 곡식을 거두고 그의 팔로 이삭을 거두는 것처럼. 르바임(Rephaim · ㉸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6 그러나 감람나무를 칠 때처럼 거기에 이삭이 남을 것이다. 가지 꼭대기에 두세 개의 열매가, 열매 맺는 나무의 가장 먼 가지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다.

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만드신 이를 바라볼 것이다.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존중할 것이다.

8 그는 자기 손이 만든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자기 손가락이 만든 아세라 나무와 분향 제단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잊어버린 하나님

9 그 날에 그의 견고한 성읍들이 광야 가운데 버려진 것들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려진 나무들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10 너는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고 네 피난처인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고 이방 포도나무 가지를 심어도

11 심는 날 그것이 자라고 아침에 네 씨가 꽃을 피워도 그 수확이 고통의 날에,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의 날에 사라질 것이다.





많은 민족의 소동

12 슬프다, 많은 민족의 소동이여. 바다의 소음처럼 그들이 소동한다. 나라들의 울부짖음이여. 많은 물의 울부짖음처럼 그들이 울부짖는다.

13 나라들이 많은 물의 울부짖음처럼 울부짖는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꾸짖으신다. 그들이 멀리 도망할 것이다. 바람에 날리는 산의 겨처럼,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엉겅퀴 솜털처럼.

14 저녁 무렵에 보라, 공포가.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다. 우리를 빼앗는 자들의 분깃이다.

17장의 마지막 단락은 빠른 전환이다. 민족들의 위협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 “저녁에 공포, 아침에는 흔적도 없다.” 이것은 기원전 701년 산헤립의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은 사건을 예고하는 것으로 읽힌다(열왕기하 19:35-36). 이사야 37장에서 그 사건이 서술된다.



다음 장 — 구스(이집트 남쪽, 누비아)에 대한 신탁. 날개 짖는 나라.




이사야 18장 — 날개 치는 강 너머


구스에게

1 화로다, 날개 같은 것들로 윙윙거리는 땅이여. 구스(Cush · ㉸ 쿠스) 강들 너머에.

구스는 나일강 상류, 현재 수단 북부와 이집트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기원전 8세기에 구스의 왕들이 이집트를 지배하는 제25왕조를 세웠다 — 이른바 누비아 왕조. 이 왕조가 아시리아에 맞서는 반-아시리아 연합을 주도했다. 이사야는 그 연합을 신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날개 같은 것들로 윙윙거리는” — 날개 달린 배들의 노 젓는 소리, 또는 강 유역의 날벌레 소리로 해석한다.

2 갈대 배들로 물 위에 사자들을 보내는 나라여. 빠른 사자들을 물 위에 보내는 나라여. 가거라, 신속한 사자들아. 키가 크고 매끄러운 살갗을 가진 민족에게, 지금부터 이제까지 두렵고 강한 민족에게. 짓밟는 나라에게. 그 땅의 강들이 나뉜 곳에.

3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땅의 주민들아. 산 위에 기치가 세워질 때 보아라. 나팔이 불릴 때 들어라.

4 야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고요히 내 처소에서 살피겠다. 여름 더위의 밝은 햇빛처럼, 추수 때의 이슬 구름처럼.”

5 추수 전에 꽃이 지나가고 포도가 익어 신 열매가 될 때 그가 낫으로 가지들을 자르고 뻗은 가지들을 쳐서 던질 것이다.

6 그것들이 산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함께 버려질 것이다. 새들이 거기서 여름을 날 것이다. 모든 땅의 짐승들이 거기서 겨울을 날 것이다.

야훼가 “고요히 살피겠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적극적 개입 없이 지켜보신다. 그러나 추수 직전에 움직이신다. 인간의 계획이 무르익을 때 — 구스-이집트 연합이 아시리아에 맞서려는 바로 그때 — 야훼가 낫을 드신다. 정치 외교의 타이밍과 신의 타이밍이 다르다.





만군의 야훼의 산

7 그 때에 키가 크고 매끄러운 살갗을 가진 민족으로부터 지금부터 이제까지 두렵고 강한 민족으로부터 짓밟는 나라에서 그 땅의 강들이 나뉜 곳으로부터 예물이 만군의 야훼께 가져올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Zion) 산으로.

구스가 결국 야훼께 예물을 가져온다. 심판 신탁이 귀환의 약속으로 끝난다. 이사야의 이방 나라 신탁들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방 민족도 야훼의 산으로 온다. 2장의 시온 환상이 개별 나라 신탁에서 반복된다.



다음 장 — 이집트 신탁. 나일강이 마르고 이집트의 신들이 흔들린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 — 이집트가 야훼의 백성이 된다.




이사야 19장 — 나일강이 마를 때


이집트로 오시다

1 이집트(Egypt)에 대한 짐(신탁).

보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에 오신다.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흔들릴 것이다. 이집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2 “내가 이집트인을 이집트인 편에 붙이겠다. 그들이 형제에 대항하여, 이웃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성읍이 성읍을 대항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항할 것이다.

3 이집트의 영이 그 안에서 공허해질 것이다. 나는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우상들과 주문 외우는 자들과 점쟁이들과 마술사들에게 물을 것이다.

4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주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강한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나일강이 마르다

5 바닷물이 말라버릴 것이다. 강물이 고갈되어 마를 것이다.

6 강들이 악취를 풍길 것이다. 이집트의 지류들이 줄어들고 말라버릴 것이다. 갈대와 왕골이 시들 것이다.

7 나일강 어귀의 초원들, 나일강 언저리의 모든 씨 뿌린 것들이 마르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8 어부들이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나일강에 낚시를 드리우는 모든 자들이.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들이 시들 것이다.

9 세마포를 가공하는 자들과 흰 베를 짜는 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10 베틀 짜는 자들이 낙심하겠고 삯을 받고 일하는 자들이 모두 마음이 슬플 것이다.

나일강은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다. 해마다 범람하는 나일강이 비옥한 흙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집트 농업은 무너진다. 갈대와 파피루스가 시들고 어부가 일자리를 잃고 아마포 직조업이 멈춘다 — 나일강 가뭄의 연쇄 효과를 이사야가 정확히 묘사한다. 기원전 8세기 이집트 경제의 사실적 그림이기도 하다.





어리석은 지혜자들

11 소안(Zoan · ㉸ 초안)의 통치자들은 완전히 어리석다. 파라오의 가장 현명한 모사들의 조언이 어리석다. 너희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지혜자들의 아들이다. 옛 왕들의 아들이다.”

12 너의 지혜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말하게 하여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하신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라.

13 소안의 통치자들이 어리석어졌다. 놉(Noph · ㉸ 노프)의 통치자들이 속임을 당했다. 이집트 지파들의 모퉁이돌이 이집트로 하여금 비틀거리게 했다.

14 야훼께서 그 가운데 뒤틀린 영을 섞으셨다. 그들이 이집트로 하여금 그 모든 일에서 비틀거리게 했다. 토하는 자가 그 토한 것 속에서 비틀거리는 것처럼.

15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이집트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날에 — 반전

16 그 날에 이집트는 여인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손을 흔드는 것 앞에서 두려워 떨 것이다.

17 유다 땅이 이집트에게 공포가 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마다 두려워할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계획으로 인해.

18 그 날에 이집트 땅에 다섯 성읍이 가나안 방언으로 말하고 만군의 야훼를 두고 맹세할 것이다. 하나는 파괴의 성읍(City of Destruction)이라 불릴 것이다.

19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 야훼의 제단이 있을 것이다. 그 경계에 야훼를 위한 기둥이 있을 것이다.

20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야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억압자들로 인해 야훼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21 야훼께서 이집트에 알려지실 것이다. 이집트인들이 그 날에 야훼를 알 것이다. 제물과 예물을 드릴 것이다. 야훼께 서원하고 이행할 것이다.

22 야훼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지만 치유하실 것이다. 그들이 야훼께 돌아올 것이다. 그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 구절들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보편주의 선언 중 하나다. 이스라엘의 노예 지배자였던 이집트가 야훼의 백성이 된다. 이집트 땅에 야훼의 제단이 선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히브리어)으로 말한다. 야훼가 이집트의 억압에서 그들을 건지는 구원자를 보낸다 — 출애굽의 언어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에 적용된다. 역사의 역전이다.





세 나라가 하나가 되다

23 그 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가 이집트로 오고 이집트가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이집트가 아시리아와 함께 예배할 것이다.

24 그 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 셋 중에 하나가 되어 온 땅에 복이 될 것이다.

25 만군의 야훼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집트 나의 백성, 아시리아 내 손의 작품, 이스라엘 나의 유업이여.”

이사야 19장의 결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과감한 보편주의 발언이다. “이집트 나의 백성” — 야훼가 이집트를 자기 백성이라 부른다. “아시리아 내 손의 작품” —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제국을 자기 손의 작품이라 부른다. 원수들이 함께 한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던 칭호들이 나뉜다. 이 구절은 신약의 만민 구원 사상의 히브리어 뿌리다.



다음 장 — 이사야가 몸으로 하는 예언. 3년을 벗은 몸으로 걷는다.




이사야 20장 — 벗은 몸의 예언


배경

1 아시리아 왕 사르곤(Sargon)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Ashdod · ㉸ 아스도드)에 보내서 그것을 공격하여 점령하던 해에.

사르곤 2세(기원전 722-705년 재위)는 기원전 711년에 아스돗을 점령했다. 이 날짜는 아시리아 연대기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다. 이것은 이사야서의 사건 중 외부 역사 자료로 정밀하게 연대가 확인된 드문 경우다.

2 그 때에 야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다. “가서 네 허리의 삼베를 풀고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가 그렇게 했다. 벗은 채로 맨발로 다녔다.

3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구스에 대한 표적과 예조로 벗은 채 맨발로 삼 년을 다닌 것처럼,

4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의 포로들과 구스의 사로잡힌 자들을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벗은 채 맨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갈 것이다. 이집트의 수치와 함께.”

5 그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구스를 보고 놀랄 것이다. 자기들이 자랑했던 이집트를 보고 당황할 것이다.

6 그 날에 이 해변 땅의 거민이 말할 것이다. “보라, 우리가 피하던 곳이 이렇게 되었다. 아시리아 왕에게서 벗어나려고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려 했던 곳이. 우리는 어떻게 도망하겠느냐?”

이사야의 몸 예언(행위 예언) — 예언자가 말만 하지 않고 몸으로 예언한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채 맨발로 걸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그 몸이 메시지였다. “이집트를 믿는 것이 저것이다. 당신들도 저렇게 될 것이다.” 호세아(불행한 결혼을 통해), 에스겔(다양한 충격적 상징 행위들), 예레미야(멍에를 메고 다님)도 같은 방식으로 예언했다. 몸이 말이 되는 것이다.

이집트 동맹 경고 — 이사야의 사역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7장에서 아하스에게, 20장에서 이집트를 믿는 해변 나라들에게, 31장에서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강대국에 의존하려는 유혹과, 야훼만을 신뢰하라는 예언자의 요청이 충돌한다.



다음 장 — 광야의 신탁. 바벨론의 멸망이 환상으로 보인다.




이사야 21장 — 광야의 파수꾼


바다 광야의 신탁

1 바다 광야에 대한 짐(신탁).

남쪽 광야에서 오는 회오리바람처럼 두려운 땅에서 온다.

2 혹독한 환상이 내게 보였다. 배신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올라가라, 엘람(Elam · ㉸ 엘람)이여. 에워싸라, 메대(Media · ㉸ 메디아)여.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쳤다.

“바다 광야” — 바벨론에 대한 명칭으로 이해된다.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의 습지대를 “바다(얌)” 또는 “바다 광야”라고 불렀다. 엘람과 메대 —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메대 연합군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내 허리가 고통으로 가득하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고통이 나를 사로잡았다. 듣기에 너무 힘들어 구부러진다. 보기에 너무 두려워 당황했다.

4 내 마음이 흔들렸다. 공포가 나를 두렵게 했다. 내가 기다리던 어둠이 나를 두렵게 하기 위해 변했다.

5 식탁을 차려라. 천을 펼쳐라. 먹어라, 마셔라. 통치자들아, 일어나라. 방패를 기름칠하여라.

6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가서 파수꾼을 세워라.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여라.

7 그가 병거들 — 말 두 마리 달린 병거들, 나귀를 탄 대열, 낙타를 탄 대열을 보거든 주의 깊게 듣게 하여라. 매우 주의 깊게.”

8 파수꾼이 소리쳤다. “주여, 나는 낮 동안 망대에 서 있습니다. 밤마다 내 자리를 지킵니다.

9 보라, 병거들이 오고 있습니다. 말 두 마리 달린 병거들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바벨론이. 그 신들의 모든 조각상들이 땅에 부서져 넘어졌다.”

10 내가 타작마당의 것, 내 타작의 아들이여. 내가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렸다.





두마에 대한 신탁

11 두마(Dumah)에 대한 짐.

세일(Seir · ㉸ 세이르)에서 내게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12 파수꾼이 말했다. “아침이 온다, 밤도 온다. 네가 묻고 싶으면 물어라. 돌아오라, 오너라.”

두마 — 에돔 지역의 한 장소(세일은 에돔의 산지). 또는 히브리어로 “침묵”을 뜻하기도 한다. 짧고 수수께끼 같은 이 신탁은 에돔이 이사야에게 밤이 얼마나 지났는지 묻는 장면이다. 파수꾼의 대답은 모호하다. 아침과 밤이 동시에 온다. 희망과 심판이 같이 온다는 뜻일 수 있다. 이 짧은 신탁은 성경에서 가장 시적으로 긴장된 단락 중 하나다.





아라비아에 대한 신탁

13 아라비아(Arabia)에 대한 짐.

아라비아 수풀에서 묵을 것이다. 드단(Dedan)의 대상들이여.

14 데마(Tema · ㉸ 테마)의 거민들아, 목마른 자에게 물을 가져다주어라. 피난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어라.

15 그들이 칼 앞에서 도망했기 때문이다. 빼어진 칼 앞에서, 당긴 활 앞에서, 전쟁의 혹독함 앞에서.

16 주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일 년 안에 — 품꾼이 해수를 세는 것같이 — 게달(Kedar · ㉸ 케다르)의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17 게달 자손의 용사들 중 활 쏘는 자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 —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 자체에 대한 신탁. 성벽 위에서 먹고 마시며 춤추는 장면과 그 뒤에 오는 심판.




이사야 22장 —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의 환호

1 환상의 골짜기(Valley of Vision · ㉸ 환시의 골짜기)에 대한 짐.

네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 너는 왜 다 지붕에 올라갔느냐?

2 소란하고 떠들썩한 성읍이여. 기뻐 날뛰는 읍이여. 네 죽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3 너의 모든 통치자들이 함께 도망쳤다. 활도 없이 묶였다. 네게서 멀리 도망친 자들이 모두 붙잡혔다.

4 그러므로 내가 말했다. “나를 외면해 달라. 내가 통곡하여 울게 해 달라. 내 백성의 딸이 멸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 하지 마라.”

5 이는 주 만군의 야훼로부터 오는 날이다. 소란과 짓밟힘과 당황함의 날. 환상의 골짜기에서. 성벽을 허무는 날, 산을 향해 부르짖는 날.

“환상의 골짜기” — 예루살렘을 둘러싼 여러 골짜기 중 하나를 가리키거나, 예루살렘 자체의 시적 명칭으로 본다. 이 신탁은 1-21장의 이방 나라 신탁들과 달리 예루살렘 자체를 향한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실패를 고발한다. 위기 앞에서 야훼를 부르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기뻐하는 도성.

6 엘람(Elam)이 전통(箭筒)을 메고 왔다. 병거와 말을 탄 자들과 함께. 기르(Kir · ㉸ 키르)가 방패를 드러냈다.

7 너의 선택된 골짜기들이 병거로 가득 찼다. 말을 탄 자들이 성문 앞에 진을 쳤다.

8 그가 유다의 덮개를 벗겼다. 그 날에 너는 삼림 궁(Forest House · ㉸ 레바논 숲 궁전)의 무기들을 바라보았다.

9 너희가 다윗 성읍의 틈들이 많음을 보았다. 아래 못의 물을 모았다.

10 예루살렘의 집들을 세어서 성벽을 보강하려고 집들을 허물었다.

11 두 성벽 사이에 저수조를 만들었다. 아래 못의 물을 위해.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행하신 이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신 이를 보지 않았다.





먹고 마시자

12 주 만군의 야훼께서 그 날에 부르셨다. 울고 통곡하여라. 머리를 깎아라. 굵은 베를 두르라고.

13 그런데 보라, 기쁨과 즐거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 “먹고 마시자.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14 만군의 야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이 죄악이 너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속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먹고 마시자.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5:32에서 바울에게 인용된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이것이 유일한 논리라고 말한다. 이사야에서 이 말은 위기 앞에서 야훼 없이 현실을 회피하는 태도다. 통곡해야 할 때 기뻐하는 것, 회개해야 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신탁이 고발하는 죄다.





셉나와 엘리아김

15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가거라, 이 국고를 맡은 자, 집을 다스리는 셉나(Shebna · ㉸ 쉡나)에게 가거라.

16 여기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스스로 여기 무덤을 팠다. 높은 곳에 자기 무덤을 새겼다. 바위에 자기 거처를 팠다.

17 보라, 야훼께서 너를 세게 던져버리겠다. 장부야. 그가 너를 단단히 쥐겠다.

18 그가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 넓은 땅으로 내던지겠다. 거기서 네가 죽겠고 거기 네 영광의 병거가 있을 것이다. 네 주인의 집의 수치야.

19 내가 너를 네 직분에서 끌어내리겠다. 네 자리에서 내던지겠다.”



20 “그 날에 나는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Eliakim · ㉸ 엘야킴)을 부르겠다.

21 내가 네 겉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매어 네 권한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22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23 내가 그를 견고한 곳에 못처럼 박겠다. 그가 자기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될 것이다.

24 그들이 그 위에 자기 아버지 집의 온 영광을 걸겠다. 자손들과 후손들, 온갖 작은 그릇들, 잔부터 항아리까지.

25 만군의 야훼가 선언하신다. 그 날에 견고한 곳에 박힌 못이 빠질 것이다. 잘려서 떨어질 것이다. 그 위에 매달린 짐도 끊어질 것이다. 야훼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윗 집의 열쇠 — 요한계시록 3:7에서 예수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라고 묘사할 때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셉나에서 엘리아김으로의 권한 이전은 신뢰를 저버린 관리가 교체되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 언어가 신약에서 더 큰 맥락을 얻는다.

엘리아김도 결국은 못처럼 박혔다가 빠진다(25절). 인간의 권위는 임시적이다. 야훼만이 영구적이다. 22장은 이 역설로 끝난다. 아무리 견고히 박힌 못도 결국 빠진다. 그 못에 걸린 모든 것도 함께 떨어진다. 인간 제도와 권위에 대한 냉철한 시선이다.



다음 장 — 두로(페니키아)에 대한 신탁. 바다 위의 상인 도성이 무너진다.




이사야 23장 — 두로의 애가


바다의 여왕에게 침묵이 내리다

1 두로(Tyre · ㉸ 티로)에 관한 신탁이다.

슬퍼하라, 다시스(Tarshish)의 배들아. 두로가 무너졌다. 집도 없고, 들어갈 항구도 없다. 깃딤(Kittim — 키프로스)의 땅에서 이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

2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돈(Sidon) 상인들아, 잠잠하라. 바다를 건너는 자들이 너를 채워 주었다.

3 큰 바다를 가로지른 시홀의 곡식, 나일(Nile) 강의 수확이 두로의 무역품이었다.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었다.

두로는 레바논 해안의 섬 도시이자 가나안 최대의 무역 항구였다. 오늘날 레바논 남부 수르(Sour)에 해당한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백향목을 공급한 나라가 두로의 왕 히람이었다. BC 10세기부터 지중해 전역에 식민지를 세웠으며, 그 식민지 중 하나가 카르타고다.





시돈에게 묻다

4 시돈아, 부끄러워하라. 바다가, 바다의 요새가 말한다. “나는 산통을 겪지 않았다. 낳지도 않았다. 청년을 기르지도 않았다. 처녀를 키우지도 않았다.”

5 이 소식이 이집트에 이르면, 이집트도 두로의 소식에 고통으로 떨 것이다.

6 다시스로 건너가라. 해변의 주민들아, 울부짖어라.

7 이것이 너희의 즐거운 성읍이냐? 그 시작이 아득한 옛날이요, 발이 그를 먼 곳으로 이끌어 이민 가게 했던 성읍이.

8 왕관을 씌워 주는 자, 상인들이 고관이요 거래상들이 세상의 귀족인 두로에게 누가 이것을 모의했느냐?

9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의하셨다. 모든 화려한 것의 자랑을 꺾으려 하셨다. 세상의 모든 귀족을 욕되게 하려 하셨다.

“왕관을 씌워 주는 자” — 두로는 왕을 세우는 권력이었다. 상업적 패권이 정치적 패권보다 컸다. 이 표현은 두로의 경제적 지배력을 직접 가리킨다.





강을 건너 새 땅으로

10 나일 강처럼 네 땅을 지나라, 다시스의 딸아. 이제 너를 잡아맬 허리띠가 없다.

11 여호와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미셨다. 왕국들을 흔드셨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해 명령하셨다. 그 요새들을 무너뜨리라고.

12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짓밟힌 처녀, 시돈의 딸아, 너는 다시는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깃딤으로 건너가거라. 거기서도 쉬지 못할 것이다.”

13 보라, 갈대아(Chaldea) 사람들의 땅 — 그것은 한때 아무것도 아니었다. 앗시리아가 그 땅을 들짐승에게 맡겼다. 그들이 망루를 세웠다. 궁전을 허물었다. 두로를 폐허로 만들었다.

14 다시스의 배들아, 울부짖어라. 너희의 요새가 폐허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두로는 BC 701년 앗시리아의 산헤립, BC 58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BC 332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에게 잇따라 공격받았다. 알렉산드로스는 육지와 섬을 잇는 제방을 쌓아 7개월 만에 두로를 함락시켰다. 이 제방의 흔적이 지금도 수르 반도의 지형으로 남아 있다.





칠십 년, 그리고 귀환

15 그 날에 두로는 칠십 년 동안 잊혀질 것이다. 한 왕의 나날처럼. 칠십 년이 지난 뒤에 두로는 창녀의 노래처럼 될 것이다.

16 “잊혀진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읍을 돌아다녀라. 아름다운 노래를 많이 불러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리라.”

17 칠십 년이 지난 뒤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실 것이다. 두로는 다시 그 벌이로 돌아가서, 지상의 모든 왕국과 음행을 할 것이다.

18 그러나 두로의 벌이와 그 값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바쳐질 것이다. 쌓아두거나 저장하지 않을 것이다. 두로의 이익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들, 배불리 먹고 오래도록 입을 옷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이사야는 두로의 파괴 이후 회복을 예언하면서도 그 회복의 목적을 바꾼다. 두로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쌓았던 부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 신탁이 단순한 저주로 끝나지 않는 이사야 특유의 구조다.

다음 장 — 두로 하나의 심판이 아니라 온 땅의 심판으로 확장된다. “이사야의 묵시”가 시작된다.




이사야 24장 — 땅이 텅 비다


온 땅의 심판

1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황량하게 만드신다. 뒤집어엎으신다. 그 주민들을 흩으신다.

2 백성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종에게도 주인에게도, 여종에게도 그 여주인에게도, 사는 자에게도 파는 자에게도, 빌려주는 자에게도 빌리는 자에게도, 이자 받는 자에게도 이자 내는 자에게도 — 같다.

3 땅이 완전히 텅 빌 것이다. 완전히 약탈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

24-27장은 이사야 내의 묵시문학적 단락이다. ’이사야의 묵시(Isaiah Apocalypse)’라고 불린다. 구체적인 나라나 도시 이름이 없고, 온 우주적 규모의 심판과 회복을 다룬다. 문체와 신학이 주변 장들과 달라 후대 삽입설이 제기되어 왔다.





땅이 말라가다

4 땅이 애통하고 시들어 간다. 세상이 쇠하고 시들어 간다. 땅의 높은 자들이 쇠약해진다.

5 땅도 그 주민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 주민들이 죄의 대가를 치른다. 땅의 주민들이 불탔다. 남은 자가 적다.

7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이 즐거웠던 모든 자가 탄식한다.

8 소고 치는 소리가 그쳤다. 잔치의 소음이 끝났다. 수금의 즐거운 소리가 멈췄다.

9 그들이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독주가 마시는 자에게 쓰다.

10 혼돈의 성읍이 무너졌다. 사람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혔다.

11 거리에서 포도주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다. 땅의 즐거움이 사라졌다.

12 성읍에는 황폐함만 남았다. 성문이 쳐부숨을 당했다.

“혼돈의 성읍” — 히브리어 ’키르야트 토후(קִרְיַת-תֹּהוּ)’는 특정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 문명 전체를 상징한다. ’토후’는 창세기 1:2의 ’혼돈(תֹּהוּ)’과 같은 단어다. 창조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세상 끝에서 노래가 들린다

13 세상 민족들 가운데, 땅 위에 올리브를 털 때처럼, 포도를 딴 뒤에 남은 것들을 주울 때처럼 이럴 것이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할 것이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위엄에 대해 기뻐 외칠 것이다.

15 그러므로 동쪽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의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16 땅 끝에서 노래가 들린다. “의로운 자에게 영광이.”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쇠약해졌다. 나는 쇠약해졌다. 나는 화를 입었도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극심하게 배신했도다.”

17 두려움과 함정과 올가미가 땅의 주민들에게 임한다, 너에게.

18 두려움의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질 것이다.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위에 있는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것이다.

“위에 있는 창들이 열리고” — 노아 홍수를 가리키는 표현과 같다(창세기 7:11). 이사야의 묵시는 홍수를 의식적으로 환기한다. 처음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의 원형이다.





해와 달도 수치를 당하리라

19 땅이 완전히 깨어진다. 땅이 완전히 쪼개진다.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20 땅이 술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 그물침대처럼 흔들린다. 그 위의 죄악이 땅에 무겁게 실렸다. 땅이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군대를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땅의 왕들을 땅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22 그들이 구덩이 안에 죄수처럼 함께 모일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여러 날이 지난 뒤에 벌 받을 것이다.

23 달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해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달이 부끄러워하고 해가 수치를 당한다” — 이 구절은 신명기 4:19에서 금지된 천체 숭배를 되받는다. 이방 세계가 경배하던 해와 달 자체가 여호와 앞에서 빛을 잃는다. 이사야 60:19-20에서 이 이미지는 반전된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어 해와 달이 필요 없어지는 날로.

다음 장 — 땅의 심판 뒤에 찬양이 터진다. 강한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죽음이 영원히 삼켜진다.




이사야 25장 — 죽음이 삼켜지리라


여호와, 내 하나님

1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옛적의 계획대로 놀랍고 신실한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 당신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요새 성읍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외국인들의 궁전은 더 이상 성읍이 아닙니다. 영원히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당신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당신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4 당신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요새가 되셨습니다. 곤고한 자들에게 환난 때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폭풍을 피하는 은신처가 되셨습니다. 열기를 막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벽을 치는 폭풍우 같습니다.

5 메마른 곳의 열기처럼 외국인들의 소란을 당신께서 가라앉히십니다. 구름의 그늘로 열기를 꺾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24장의 우주적 심판 뒤에 갑자기 1인칭 찬양이 터진다.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공적 신탁이 아니라 개인의 경배다. 이사야는 묵시의 파국을 본 뒤에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든다.





만민을 위한 잔치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잘 숙성된 포도주의 잔치를.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음식, 잘 걸러진 오래된 포도주의 잔치를.

7 이 산에서 그가 모든 민족을 싸고 있는 덮개를 없애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 위에 씌워진 수건을.

8 그가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땅에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 히브리어에서 ’삼키다(בִּלַּע)’는 죽음이 사람을 삼키는 이미지로 자주 쓰인다. 여기서 그 방향이 뒤집힌다. 죽음을 죽음이 삼킨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54에서 이 구절을 부활의 근거로 직접 인용한다.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모든 민족을 위한 잔치” — 이사야 묵시의 절정 중 하나다. 시온 산에 차려지는 이 잔치의 초대장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열려 있다. 유대교의 배타적 선택론을 내부에서 깨는 본문으로 읽혀 왔다.





우리가 기다리던 날

9 그 날에 말할 것이다. “보라,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분이 여호와이시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10 여호와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물 것이다. 모압(Moab)은 짚더미 속에서 발로 밟히듯 그 자리에서 짓밟힐 것이다.

11 그가 거기서 헤엄치는 자처럼 손을 펼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함께 그 손재주를 낮추실 것이다.

12 너의 성벽의 높은 요새를 그가 허물고, 낮추고, 땅에 쳐서 티끌에 이르게 할 것이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랜 이웃이자 적국이었다. 이사야 15-16장에 이미 모압 신탁이 나왔다. 여기서 모압은 여호와의 날을 거부하는 이방 세력의 대표격으로 등장한다. 짚더미 속에서 발로 밟히는 이미지는 수확 후 타작마당의 광경이다. 껍데기는 사라지고 알곡만 남는다.

다음 장 — 이사야의 묵시가 계속된다. 유다의 노래, 견고한 성읍, 평화가 주제가 된다.




이사야 26장 — 완전한 평화


견고한 성읍의 노래

1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그가 구원을 성벽과 방어물로 삼으신다.

2 문들을 열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3 마음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은 완전한 평화를 지키십니다. 그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4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5 높은 데 사는 자들을 그가 낮추셨다. 높은 성읍을 낮추셨다. 땅에까지, 티끌에까지 낮추셨다.

6 발이 그것을 밟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의 발이, 곤고한 자들의 발이.”

“완전한 평화(שָׁלוֹם שָׁלוֹם — 샬롬 샬롬)” — 히브리어 원문은 ’샬롬’을 두 번 반복한다. 강조의 반복법이다. 영어 번역에서는 흔히 ’perfect peace’로 옮긴다. 한 번의 평화가 아니라 겹쳐지는 평화, 충만한 평화를 뜻한다.





의로운 자의 길

7 의인의 길은 곧다. 의인의 길을 당신은 평탄하게 하신다.

8 예, 여호와여, 당신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기억이 우리 영혼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9 밤에 내 영혼이 당신을 사모합니다. 내 속에서 내 영이 당신을 간절히 찾습니다. 당신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주민들이 의를 배웁니다.

10 악인이 은혜를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서도 부정하게 행동하며 여호와의 위엄을 보지 않습니다.

11 여호와여, 당신의 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볼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한 열정이 그들을 삼킬 것이며, 불이 당신의 원수들을 삼킬 것입니다.

12 여호와여,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평화를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13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 외에 다른 주인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당신만을 통해, 오직 당신의 이름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4 그들은 죽었고 다시 살지 못합니다. 사망한 자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애셨습니다.

14절과 19절이 대비를 이룬다. 14절에서 이방 지배자들은 “다시 살지 못한다”고 한다. 19절에서 여호와의 백성은 “살아날 것”이라고 한다. 같은 죽음이지만 결말이 다르다.





민족이 불어나게 하소서

15 여호와여, 당신께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이 민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경계를 넓히셨습니다.

16 여호와여, 환난 중에 그들이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징계가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이 조용히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17 임신한 여인이 해산 때가 되어 고통 중에 부르짖듯이,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18 우리가 임신하여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바람만 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땅에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주민들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9 당신의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내 시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티끌 속에 누운 자들이여, 깨어나 노래하라. 당신의 이슬은 빛의 이슬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입니다.

19절은 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언급하는 구절 중 하나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표현은 다니엘 12:2와 함께 히브리 성경의 부활 신앙의 두 기둥으로 꼽힌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것이 개인 부활인지 민족 회복의 은유인지를 놓고 논쟁한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심판의 방에 들어가라

20 내 백성아, 가라. 네 방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아라.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라.

21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땅의 주민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땅이 그 위에 흘린 피를 드러낼 것이다. 땅이 더 이상 죽임 당한 자들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잠깐 숨어라” — 이 표현은 출애굽 밤의 기억을 되살린다. 이스라엘이 문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머물렀을 때,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이사야는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 같은 신학을 반복한다. 안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기다려라.

다음 장 — 묵시가 완성된다. 리워야단이 죽고, 포도원이 회복되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온다.




이사야 27장 — 리워야단이 죽는 날


뱀을 치시리라

1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단단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쌔게 달리는 뱀 리워야단(Leviathan · ㉸ 레비아탄)을 심판하실 것이다. 구불구불한 뱀 리워야단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리워야단은 욥기 3:8, 41장에도 등장하는 고대 근동의 바다 괴물이다. 가나안 신화에서는 ’로탄(Lotan)’이라는 일곱 머리 뱀으로 등장하여 폭풍신 바알과 싸운다. 우가릿 문헌(BC 14-12세기)에서 발굴된 이 신화가 성경의 리워야단과 평행 구조를 보인다. 이사야는 이 신화적 이미지를 빌려 혼돈 세력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한다.





아름다운 포도원

2 그 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 노래하라.

3 “나 여호와가 그것을 지킨다. 내가 매 순간 물을 준다.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 그것을 지킨다.

4 나에게는 분노가 없다. 찔레와 가시나무가 전쟁에서 나를 대적한다면, 내가 그것에 덤벼들어 모두 불태울 것이다.

5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보호를 잡을 것이다. 그것이 나와 평화를 만들 것이다. 나와 평화를 만들 것이다.”

6 앞으로 오는 날에 야곱이 뿌리를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꽃 피고 싹이 날 것이다. 그들이 온 세상을 열매로 채울 것이다.

이사야 5장에서 등장했던 포도원 비유가 여기서 반전된다. 5장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이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었다고 탄식했다. 27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물을 주고 지키는 포도원으로 바뀐다. 심판 뒤에 회복의 포도원이 열린다.





심판이지만 전멸은 아니다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것처럼 그들을 치셨는가? 이스라엘을 죽인 자들처럼 그들을 죽였는가?

8 당신이 그것을 내보낼 때 다투면서 그것을 치셨다. 그가 동풍 부는 날에 거친 바람으로 그것을 쫓아내셨다.

9 야곱의 죄악이 이것으로 속죄될 것이다. 이것이 그 죄를 제거하는 열매다. 그가 모든 제단 돌들을 분필 돌처럼 부수어 놓는다. 아세라 상과 향단들이 서지 못한다.

10 견고한 성읍은 홀로 남겨진다. 거주지는 버려지고 방치된다. 송아지처럼 그곳에서 풀을 뜯고, 거기 누우면서 그 가지들을 먹는다.

11 가지들이 마르면 꺾인다. 여인들이 와서 불을 지핀다. 이것은 깨달음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만드신 분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 그것을 형성하신 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다

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타작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너희는 한 명 한 명 모을 것이다.

13 그 날에 큰 나팔이 불릴 것이다. 앗시리아(Assyria · ㉸ 아시리아) 땅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올 것이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큰 나팔” — 유대 전통에서 대속죄일(욤 키푸르)을 알리는 나팔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52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부활이 일어난다고 한다. 요한계시록 11:15에서도 일곱 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다. 이사야의 나팔이 신약의 종말론적 나팔의 원형이다.

이사야의 묵시(24-27장)가 끝난다. 이 네 장은 우주적 심판에서 시작하여 죽음의 극복, 포도원의 회복, 흩어진 자들의 귀환으로 마무리된다. 시작은 파국이었지만 끝은 귀향이다.

다음 장 — 묵시적 비전에서 현실로 돌아온다. 술 취한 에브라임,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가 시작된다.




이사야 28장 —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


에브라임에게 화 있으리라

1 화 있으리라,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화려한 아름다움이여, 포도주에 압도된 자들에게.

2 보라, 주께서 강하고 거센 자를 두고 계신다. 쏟아지는 우박 폭풍처럼, 무너뜨리는 폭풍처럼, 온 땅을 범람하는 홍수 같은 폭풍처럼, 그가 힘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린다.

3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로 짓밟힐 것이다.

4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의 화려한 아름다움이 무화과 철이 오기 전에 첫 열매처럼 될 것이다. 보는 자가 보자마자 손에 집어 삼킬 것이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 —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데 쓰였다. 수도 사마리아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였다. BC 722년 앗시리아의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기 전에 쓰인 신탁이다.





의로운 면류관

5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실 것이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6 그리고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공의의 영이, 성문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7 그러나 이들도 포도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다. 독주로 말미암아 기우뚱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포도주에 취해 혼미하며, 독주로 말미암아 기우뚱거리고, 환상을 볼 때 비틀거리며, 재판할 때 비뚤어진다.

8 모든 상이 토사물로 가득하여 더럽다. 깨끗한 곳이 없다.

사제와 예언자도 취해 있다. 지도층 전체의 도덕적 마비를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할 자들이 가장 깊이 취해 있다.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는가

9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는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설명하려는가? 젖 뗀 자들에게냐? 어미 품에서 막 떠난 자들에게냐?

10 “명령에 명령, 명령에 명령. 규칙에 규칙, 규칙에 규칙.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11 그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12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안식이다. 피곤한 자에게 안식을 주어라. 이것이 쉬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

13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에 명령, 명령에 명령, 규칙에 규칙, 규칙에 규칙,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뒤로 가서 넘어지게 하고, 부러지게 하며, 올무에 걸려 사로잡히게 하기 위해.

9-13절은 백성이 예언자의 말을 어린아이 취급했던 반응을 보여준다. “명령에 명령(צַו לָצָו — 차브 라차브)”은 아마 이사야를 조롱하는 소리를 흉내 낸 것이다. 히브리 원문은 반복되는 짧은 음절로 어린아이 말투처럼 들린다. 하나님은 그 말투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주신다 — 이해 불가한 앗시리아 언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4:21에서 이 구절을 방언의 표적적 성격을 설명할 때 인용한다.





거짓 피난처

14 그러므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5 “우리가 죽음과 언약을 맺었다. 사망과 협정을 체결했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피난처로 삼았고, 속임을 숨는 곳으로 삼았다.”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놓는다. 시험받는 돌, 귀하고 견고한 모퉁이 돌.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 히브리어 ’야히쉬(יָחִישׁ)’는 당황하여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울은 로마서 9:33, 10:11에서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인용한다. 베드로전서 2:6도 같은 구절을 이어받는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귀한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의 예표로 읽혀 왔다.

17 “내가 공의를 줄자로, 의를 다림줄로 삼을 것이다.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릴 것이다. 물이 숨는 곳을 덮칠 것이다.

18 죽음과의 언약이 취소될 것이다. 사망과의 협정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 너희는 그것에 밟힐 것이다.”





농부의 지혜

19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취할 것이다. 아침마다, 낮마다, 밤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공포뿐이다.

20 침대가 너무 짧아 몸을 뻗을 수 없고, 담요가 너무 좁아 몸을 덮을 수 없다.

21 여호와께서 브라심(Perazim — 다윗이 블레셋을 깨뜨린 곳) 산에서처럼 일어나실 것이다. 기브온(Gibeon) 골짜기에서처럼 진노하실 것이다.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 — 이상한 일을.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 낯선 사역을.

22 그러므로 이제 조롱하지 마라. 너희의 사슬이 더 단단해지지 않도록.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는 들었다. 온 땅에 대한 멸망을 결정하셨다고.

23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어라.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24 농부가 씨앗을 심으려고 날마다 밭을 갈기만 하는가? 계속 갈고 씨앗을 뿌리기만 하는가?

25 그가 땅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면 소회향(dill)과 대회향(cummin)을 뿌리지 않는가? 밀(wheat)을 심고 보리(barley)와 호밀(spelt)을 그 경계에 심지 않는가?

26 그의 하나님이 그를 올바르게 지도하신다. 그에게 지식을 주신다.

27 소회향은 도리깨로 타작하지 않는다. 대회향 위로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회향은 막대기로, 대회향은 지팡이로 친다.

28 빵 곡식은 부서뜨려야 한다. 그가 계속 타작하지는 않는다. 수레 바퀴를 굴리고 말들로 밟지만, 그는 그것을 완전히 부수지는 않는다.

29 이것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가 경이로운 조언을 하시며, 위대한 지혜를 주신다.

농부의 비유는 이사야가 직접 삽입한 지혜 교훈이다. 농부는 밀과 보리를 심을 때 각각 다른 방식으로 타작한다. 지나치게 두드리면 곡식이 망가진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정제가 목적이다.

다음 장 — 예루살렘이 ’아리엘’로 불린다. 제단의 화덕, 하나님의 도시.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사야 29장 — 아리엘, 입술과 마음 사이


아리엘에게 화 있으리라

1 화 있으리라, 아리엘(Ariel — ‘하나님의 화덕’ 또는 ‘하나님의 사자’, 예루살렘의 별칭)이여. 다윗이 진을 친 성읍이여. 해를 거듭하라. 명절을 지속하라.

2 그러면 내가 아리엘을 고통스럽게 하겠다. 슬픔과 탄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게 아리엘이 될 것이다.

3 내가 둘레에 진을 치겠다. 망루로 너를 포위하겠다. 너를 치는 공사를 쌓겠다.

4 너는 낮아져서 땅에서 말할 것이다.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낮아질 것이다. 네 목소리가 땅에서 나오는 유령처럼 될 것이다.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속삭일 것이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의 시적 이름이다. ’제단의 화덕’이라는 뜻으로 번제단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獅子)’라는 뜻으로 읽히기도 한다. 에스겔 43:15-16에서도 제단을 아리엘로 부른다.





원수가 사라지다

5 그러나 네 원수들의 무리가 고운 가루처럼 될 것이다.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날아가는 겨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폭풍우와 삼키는 불꽃으로 네게 찾아오실 것이다.

7 아리엘을 치는 모든 민족들의 무리가, 아리엘과 그 요새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이, 아리엘에 맞서 진을 치는 모든 자들이 꿈처럼, 밤의 환상처럼 될 것이다.

8 굶주린 자가 먹는 꿈을 꾸지만 깨어나면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가 마시는 꿈을 꾸지만 깨어나면 지쳐 있고 목이 마른 것처럼 — 시온 산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의 무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구절은 BC 701년 앗시리아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갑작스럽게 철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는 기록이 36-37장에 나온다. 이 신탁은 그 사건 이전 혹은 그 과정에서 선포된 것으로 읽힌다.





눈이 감기다

9 놀라라, 그리고 놀라워하라. 눈이 멀어라, 그리고 눈이 멀어라. 그들이 포도주로 취했지만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비틀거리지만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다.

10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깊은 잠의 영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예언자들, 너희의 눈들을 감기셨다. 선견자들, 너희의 머리들을 덮으셨다.

11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 봉해진 책의 말처럼 되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며 말한다. “이것을 읽어 주시오.” 그러면 그가 말한다. “봉해져 있어서 못 읽겠습니다.”

12 그 책이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읽어 주시오.” 그러면 그가 말한다. “나는 글을 모릅니다.”





입술은 가깝고 마음은 멀다

13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을 배워서 지키는 것이다.

14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다. 명철한 자들의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13절 — 예수가 마태복음 15:8-9, 마가복음 7:6-7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이다.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중시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끌어왔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 이 한 문장이 종교적 위선의 고전적 정의가 되었다.





뒤집어지는 세상

15 화 있으리라, 자기 계획을 여호와로부터 숨기려는 자들이여. 어두운 곳에서 일을 행하면서 “누가 우리를 보는가? 누가 우리를 아는가?” 하는 자들이여.

16 너희의 뒤집음이여. 토기장이가 진흙과 같게 여겨져야 하는가? 만들어진 것이 만든 자에게 말해야 하는가?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형성된 것이 형성한 자에게 말해야 하는가?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

17 잠시 후면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는가?

18 그 날에 귀머거리들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둠과 어두움에서 볼 것이다.

19 겸손한 자들이 여호와 안에서 더욱 기뻐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20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조롱하는 자가 사라지며, 악을 추구하는 모든 자가 끊어질 것이다.

21 말 한 마디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자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올무에 빠뜨리는 자들, 의인을 허무하게 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다.





야곱이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얼굴이 더 이상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다.

23 그가 자기 자녀들, 내 손의 일을 그 가운데서 볼 때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24 마음이 빗나간 자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불평하던 자들도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음 장 —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유다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바로의 도움은 수치가 될 것이다.




이사야 30장 — 이집트의 그늘 아래


반역하는 자녀들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화 있으리라, 반역하는 자녀들이여. 내 영이 아닌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여. 내 입으로 하지 않은 맹약을 맺으며 죄에 죄를 더하는 자들이여.

2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내 입에 묻지 않는다. 바로의 요새 안으로 피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한다.

3 그러나 바로의 요새가 너희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이집트의 그늘에 숨는 것이 너희에게 모욕이 될 것이다.

4 그 사신들이 소안(Zoan · ㉸ 초안)에 이르렀고, 그 사자들이 하네스(Hanes — 이집트 중부 도시)에 도달했다.

5 도움이 되지도, 유익이 되지도 않는 백성 때문에 그들이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백성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치와 모욕만 가져올 뿐이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앗시리아의 위협에 맞서 이집트와 동맹을 추구했다. 이사야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반역으로 규정한다. 소안은 이집트 동북부 델타 지역의 도시로 현대 산 엘 하가르에 해당한다.





네게브 짐승들의 신탁

6 네게브(Negev — 유다 남쪽 광야 지대)의 짐승들에 관한 신탁이다.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땅을 지나, 사자와 암사자가 있는 곳,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곳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나귀 등에 싣고, 자기들의 보물을 낙타 혹에 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백성에게 간다.

7 이집트의 도움은 헛것이고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가만히 있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라합(Rahab)” — 창세기의 라합 여인이 아니라 신화적 바다 짐승의 이름이다. 이집트를 가리키는 시적 별칭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은 소란만 피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랑만 하고 나서지 않는 이집트의 속성을 꿰뚫는 풍자다.





기록하고 새겨라

8 이제 가서 그들 앞에서 서판에 새기고,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다가올 날들에, 영원히 남도록.

9 이것은 반역하는 백성이다. 거짓된 자녀들이다. 여호와의 교훈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녀들이다.

10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한다. “보지 마라.” 그들이 예언자들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옳은 것을 예언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환상들을 속여라.

11 길에서 벗어나라. 이 길에서 돌아서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대해 그만해라.”

“부드러운 것을 말하라” — 이 구절은 선지자에 대한 청중의 요구를 솔직하게 담고 있다.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이 요구는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된다. 예레미야도 같은 요구에 맞서 싸웠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3에서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같은 현상을 묘사한다.





무너지는 벽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씀을 거부하고, 억압과 간교함을 신뢰하며 의지하기 때문에,

13 이 죄악이 너희에게 높은 벽의 불룩한 틈처럼,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될 것이다.

14 그것이 토기장이의 항아리처럼 산산조각 날 것이다. 아낌없이 깨뜨려져서 화덕에서 불을 떠오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조각도 남지 않을 것이다.”

15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돌아옴과 안식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조용함과 신뢰 안에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16 너희가 말했다.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도망칠 것이다. “우리가 빠른 말 위에 타겠다.”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17 하나의 위협에 천 명이 도망칠 것이다. 다섯 명의 위협에 너희가 도망칠 것이다. 너희가 남은 자로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언덕 위의 신호기처럼 될 것이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신다. 너희를 가엾게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다.

19 예루살렘 백성아, 시온에 사는 백성아, 너희가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가 들으실 때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20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환난의 물을 주시겠지만, 너희 교사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다.

21 네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네 귀가 네 뒤에서 말하는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것이 그 길이다. 이 길로 걸어라.”

22 너희가 은으로 입힌 우상들과 금으로 씌운 형상들을 더럽힐 것이다. 월경 중인 여인에게 버려지듯 그것들을 버릴 것이다. “나가라”고 말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언덕이 노래한다

23 그가 네가 땅에 심은 씨에 비를 주실 것이다. 땅의 소산인 빵은 풍성하고 기름질 것이다. 그 날에 너의 가축이 넓은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24 밭을 가는 소들과 나귀들이 키질한 사료를 먹을 것이다. 삽으로 키질한.

25 대학살의 날에, 망대들이 쓰러질 때, 물을 흐르게 하는 수로가 모든 높은 산에, 모든 솟은 언덕에 있을 것이다.

26 달빛이 햇빛처럼 될 것이다. 햇빛이 일곱 배나 밝아져, 일곱 날의 빛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 그가 그들에게 입힌 타격을 치료하시는 날에.

27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 온다. 그의 분노가 타오르고 연기가 짙다. 그의 입술이 분노로 가득하고, 그의 혀가 삼키는 불과 같다.

28 그의 숨결이 목까지 올라오는 홍수처럼 흐른다. 민족들을 멸망의 체질로 흔들기 위해. 여러 민족들의 턱에 잘못 인도하는 재갈을 물리기 위해.

29 너희에게 노래가 있을 것이다. 거룩한 명절 밤처럼.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갈 때처럼. 이스라엘의 반석에게 갈 때처럼.

30 여호와께서 그의 위엄 있는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내리치는 팔로 분노를 보이실 것이다. 삼키는 불꽃의 분노와 함께, 폭우와 폭풍과 우박으로.

31 앗시리아가 여호와의 음성에 두려워할 것이다. 지팡이로 치실 것이다.

32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정된 몽둥이를 내리실 것이다. 소고와 수금 소리에 맞춰. 여호와께서 공중에서 흔드는 팔로 싸우실 것이다.

33 도벳(Tophet — 힌놈 골짜기에 있는 어린이 번제 제단)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왕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불구덩이가 깊고 넓다. 불과 많은 나무가 있다. 여호와의 숨결이 유황의 개울처럼 그것에 불을 붙인다.

도벳은 예루살렘 남쪽 힌놈 골짜기에 있던 이방 제의의 장소다. 모렉에게 어린아이를 불태워 바치던 곳이었다. 이 끔찍한 장소가 앗시리아 왕의 결말을 위한 불구덩이로 재활용된다. 예레미야 7:31-32에서 이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나중에는 ’게헨나(지옥)’의 어원이 된다.

다음 장 — 이집트의 말과 병거가 아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라.




이사야 31장 — 말과 병거가 아니라


이집트에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1 화 있으리라, 도움을 얻으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이여. 말들을 믿고, 많은 병거들을 의지하며, 매우 강한 기마대를 믿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들이여.

2 그러나 그도 지혜로우시다. 재앙을 가져오실 것이다. 자기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행악자들의 집을 쳐서 일어나실 것이다. 악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쳐서.

3 이집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들의 말들은 영이 아니라 육체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뻗으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 받는 자도 쓰러지며, 그들이 함께 망할 것이다.

“이집트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다” — 이 구절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본질적 차이를 가장 간결하게 표현한다. 군사력의 한계는 그것이 육체에 속한다는 데 있다. 육체는 사라진다. 영은 남는다. 이사야의 이 구분은 고린도후서 10:4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로 이어진다.





사자와 새처럼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잡아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의 무리가 그에 맞서 불려올 때 사자가 그들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리에 굴하지 않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에서 싸우려 내려오실 것이다. 그 언덕에서 싸우려.

5 새들이 날개를 펴 보호하듯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넘어가고 구원하실 것이다.

“넘어가고(פָּסֹחַ — 파소흐)” — 이 동사는 유월절(페사흐)에서 온 단어다. 출애굽의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갔던” 그 행동이다. 이사야는 앗시리아 위기에 직면한 예루살렘을 향해 출애굽의 구원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한다.





돌아오라

6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심하게 반역했던 분께로 돌아오라.

7 그 날에 사람마다 자기 손이 만든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버릴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어 만든 것들을.

8 앗시리아가 칼에 쓰러지되 사람의 칼이 아닌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인간의 검이 아닌 검이 그를 삼킬 것이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치고, 그의 젊은이들이 강제 노동자가 될 것이다.

9 두려움 때문에 그의 반석이 지나갈 것이다. 그의 고관들이 깃발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다.” 불이 시온에 있고, 용광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앗시리아의 패배는 “사람의 칼이 아닌 칼”로 온다. 열왕기하 19:35에 따르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 전염병, 폭풍, 천사의 개입 — 이사야는 그것을 인간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선언한다. 세상의 군사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다음 장 — 심판의 폭풍이 가라앉은 뒤에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세계를 본다.




이사야 32장 — 의로운 왕의 다스림


왕이 의로 다스리리라

1 보라, 의로 다스리는 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2 각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막는 피난처가 될 것이다. 메마른 곳의 물 흐르는 시내처럼, 광야에서 큰 반석의 그늘처럼 될 것이다.

3 보는 자들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다. 듣는 자들의 귀가 귀 기울일 것이다.

4 경솔한 자들의 마음이 지식을 알게 될 것이다. 더듬는 자들의 혀가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다.

5 어리석은 자가 더 이상 귀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가 더 이상 고관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32장은 이사야서에서 드물게 이상 왕국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다. 메마른 땅에서 물이 흐르고, 무지함이 지혜로, 분명치 않은 말이 명확한 언어로 바뀐다. 이것이 의로운 지도력 아래서 생기는 변화다. 기독교 주석 전통은 이 왕을 메시아적으로 읽어왔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6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은 악을 행하려 한다. 불경건하게 행동하고, 여호와를 향해 잘못을 말하며, 굶주린 자의 영혼을 비게 하고, 목마른 자의 음료를 없앤다.

7 악한 자들의 무기는 악하다. 그는 간악한 계략으로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고, 빈궁한 자가 옳은 말을 해도 거짓말로 그것을 막는다.

8 그러나 고귀한 자는 고귀한 것을 계획한다. 그는 고귀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일어선다.





안일한 여인들이여

9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 없이 사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0 편안하게 사는 너희 딸들아, 해를 넘기고 몇 날이 지나면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다.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다. 거두어들이는 것이 없을 것이다.

11 안일한 여인들아, 떨어라. 걱정 없이 사는 자들아, 두려워하라. 옷을 벗고 허리를 드러내라. 베로 허리를 동여매라.

12 아름다운 밭들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가슴을 두드리며 슬퍼하라.

13 내 백성의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가 올 것이다. 즐거운 집들이 있던 모든 성읍에, 기뻐하는 성들에 가시덤불이 자랄 것이다.

14 왕궁이 버려질 것이다. 사람들이 북적이던 성읍이 적막해질 것이다.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들이 될 것이다. 들나귀들이 즐거워하는 곳, 양 떼들의 목장이 될 것이다.

“안일한 여인들”에 대한 경고는 아모스 4:1의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맥락이다. 안락함 속에서 다가오는 심판을 보지 못하는 부유층 여인들이다. 이사야는 이들에게 직접 말한다. 여성을 정치적 신탁의 청중으로 호명하는 것은 당시로서 이례적이다.





영이 부어지리라

15 위에서 우리에게 영이 부어지기까지. 그때 광야가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질 것이다.

16 광야에 공의가 자리 잡을 것이다. 기름진 밭에 의가 머물 것이다.

17 의의 열매는 평화다.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다.

18 내 백성이 평화로운 거처에서 살 것이다. 안전한 집들과 조용한 쉬는 곳에서.

19 우박이 숲을 쳐서 넘어뜨릴 때라도, 성읍이 완전히 낮아질 때라도.

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풀어놓는 너희는 복이 있다.

15절의 “영이 부어지리라” — 요엘 2:28-29의 영 부음 예언과 같은 구조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 베드로는 요엘을 인용하지만, 이사야의 이 구절도 같은 신학적 흐름 위에 있다. 영의 부음은 지리적·사회적 변화의 원인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갱신이다.

다음 장 — 시온의 약속. 여호와가 왕이 되신다.




이사야 33장 — 시온의 왕


약탈자에게 화 있으리라

1 화 있으리라, 약탈하는 자여, 너는 약탈당하지 않았지만. 속이는 자여, 너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네가 약탈하기를 마치면 네가 약탈당할 것이다.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너는 속임을 당할 것이다.

2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소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3 천둥 같은 소리에 민족들이 도망쳤습니다. 당신이 일어나실 때 민족들이 흩어졌습니다.

4 너희의 전리품이 메뚜기가 모이듯 모일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것을 뛰어오를 것이다.

5 여호와께서 높이 계신다. 그가 높은 곳에 사신다. 공의와 의로 시온을 채우셨다.

6 당신의 때의 안정이 있을 것이다. 구원,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보물이다.





나그네들이 떠난다

7 보라, 그들의 용사들이 밖에서 울부짖는다.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운다.

8 큰길들이 황폐하다. 행인이 그쳤다. 언약을 깨뜨렸다. 성읍들을 무시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9 땅이 슬퍼하고 쇠약해진다. 레바논(Lebanon)이 부끄러워하고 시든다. 샤론(Sharon — 이스라엘 서쪽 해안 평야)이 광야같이 되었다. 바산(Bashan — 갈릴리 동북쪽 고원)과 갈멜(Carmel — 이스라엘 해안 산) 산이 잎을 떨군다.

이 묘사는 BC 701년 앗시리아 산헤립의 침략 당시 유다 전역의 황폐화를 배경으로 한다. 레바논의 삼나무, 샤론의 꽃, 갈멜의 수목이 모두 시들었다. 땅 자체가 슬퍼한다.





여호와가 일어나시다

10 “이제 내가 일어나겠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높아지겠다. 이제 내가 들려지겠다.

11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낳을 것이다. 너희의 숨결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12 민족들이 석회 굽듯 불태워질 것이다. 베어진 가시나무들처럼 불에 태워질 것이다.”

13 멀리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어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내 능력을 인정하라.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한다. 불경건한 자들이 전율한다. “우리 가운데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원한 타는 불길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15 의롭게 걷는 자, 공의를 말하는 자, 착취의 이익을 거부하는 자, 뇌물에서 손을 흔드는 자, 피 흘리는 모략을 귀로 듣지 않는 자, 악을 보려고 눈을 감는 자 —

16 그가 높은 곳에 살 것이다. 바위 요새가 그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그의 빵이 공급될 것이다. 그의 물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삼키는 불과 함께 살 수 있는 자” — 이 물음은 시편 15편, 24편의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와 같은 구조다. 성전 예전에서 성소에 가까이 나아갈 자의 자격을 묻는 ’입장 전례(entrance liturgy)’다. 이사야는 이 전례 형식을 빌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도덕적 특징을 나열한다.





왕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17 네 눈이 그 아름다움 가운데 왕을 볼 것이다. 멀리 펼쳐진 땅을 볼 것이다.

18 네 마음이 이전의 두려움을 묵상할 것이다.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는가? 무게를 달던 자가 어디 있는가? 망대들을 세던 자가 어디 있는가?”

19 네가 그 포악한 백성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백성,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백성을.

20 우리의 명절들의 성읍 시온을 보아라. 네 눈이 평화로운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옮겨지지 않는 장막.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고, 그 줄이 하나도 끊기지 않을 것이다.

21 위엄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실 것이다. 넓은 강들과 개울들이 있는 곳으로서. 노 젓는 배가 다니지 않고, 거대한 배가 지나지 않을 곳으로서.

22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입법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23 너의 밧줄들이 느슨해졌다. 돛대를 받치지 못한다. 돛을 펼치지 못한다. 그때 많은 전리품이 나누어질 것이다. 절름발이들도 노략물을 빼앗을 것이다.

24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나는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 사는 백성의 죄악이 용서될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 입법자, 왕” — 세 가지 다른 통치 기능이 하나의 존재에 집중된다. 인간 통치의 세 기둥 — 사법, 입법, 행정 — 이 분리되지 않고 여호와 안에 통합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꿈꾸는 신정 정치의 이상이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것을 정치 이념이 아니라 희망으로 노래한다.

다음 장 —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특히 에돔에 대한 신탁이 이어진다.




이사야 34장 — 에돔의 날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

1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어라.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들아, 세계와 그 안에서 나온 모든 것들아, 들어라.

2 여호와의 진노가 모든 민족들을 향한다.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를 향한다.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도살당하도록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3 그들의 시체들이 던져질 것이다. 그들의 시체들에서 악취가 올라올 것이다. 산들이 그들의 피에 녹을 것이다.

4 하늘의 모든 군대가 무너질 것이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그 모든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이 시들듯 떨어질 것이다.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듯.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 요한계시록 6:14에서 그대로 인용된다. “하늘은 종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이사야의 이 묵시적 이미지가 신약 묵시록의 언어를 만들었다.





에돔의 심판

5 “내 칼이 하늘에서 취해진다. 보라, 그것이 에돔(Edom)에 내려갈 것이다.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한 백성에게.”

6 여호와의 칼이 피로 가득하다. 기름으로 충만하다. 어린 양들과 염소들의 피로. 숫양들의 콩팥 기름으로. 여호와께서 보스라(Bozrah — 에돔의 수도)에서 제사를 지내신다. 에돔 땅에서 큰 도살을 하신다.

7 들소들이 그들과 함께 쓰러질 것이다. 소들과 함께 황소들도.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젖을 것이다.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풍성해질 것이다.

8 여호와의 원수 갚는 날이다. 시온의 소송을 위한 보복의 해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로 사해 남쪽 페트라 지역에 있었다.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은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에서 시작된다. 에돔은 BC 587년 예루살렘 함락 때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약탈했다. 그것이 에돔에 대한 분노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오바댜에서 반복적으로 불러낸다. 보스라는 오늘날 요르단 남부 부세이라(Busayra)다.





폐허의 짐승들

9 에돔의 개울들이 역청으로 변하고, 그 흙이 유황으로 변할 것이다. 그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될 것이다.

10 밤낮으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연기가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 대대로 황폐한 채로 있을 것이다. 아무도 영원히 그 땅을 지나지 않을 것이다.

11 부엉이와 펠리컨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돈의 줄을, 허무의 다림줄을 치실 것이다.

12 귀족들이라 부를 자들이 없을 것이다. 거기에 왕국이 없을 것이다. 모든 통치자들이 사라질 것이다.

13 그의 왕궁들에서 가시덤불이 자랄 것이다. 요새에서 쐐기풀과 엉겅퀴가. 그것이 자칼들의 거처가 되고, 타조들의 뜰이 될 것이다.

14 광야의 짐승들이 섬의 짐승들과 만날 것이다. 사티르(숫염소 모양의 귀신)가 그 동료를 부를 것이다. 거기서 야간 괴물 릴리트(Lilith — 히브리 전통의 밤 여귀신)가 머무르며 쉬는 곳을 찾을 것이다.

15 올빼미가 거기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품을 것이다. 그 그늘 아래서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저마다.

릴리트 — 이사야 34:14에 단 한 번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 ’릴리트(לִּילִית)’다. 바빌로니아 신화의 바람 여귀신 릴리투(Lilitu)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 후대 랍비 전통은 릴리트를 아담의 첫 번째 아내, 또는 어린아이를 해치는 여귀신으로 발전시켰다. 성경 본문 자체에서는 황폐한 땅의 불길한 거주자 중 하나로만 등장한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16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읽어라. 이것들 중 하나도 빠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내 입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다.

17 그가 그것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셨다. 그의 손이 줄로 그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대대로 거기서 살 것이다.

34장의 심판과 35장의 회복은 이사야서 전반부의 절정을 이루는 대조쌍이다. 에돔의 황폐(34장)와 광야의 꽃(35장). 같은 세계가 누군가에게는 재앙, 누군가에게는 회복이다.

다음 장 — 광야가 꽃 핀다. 광야에 샘물이 터지고 속량된 자들이 노래하며 돌아온다.




이사야 35장 — 광야에 꽃이 피다


사막이 기뻐하리라

1 광야와 건조한 땅이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즐거워하고 크로커스처럼 꽃 필 것이다.

2 풍성하게 꽃 필 것이다. 기쁨과 노래로. 레바논의 영광이,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 주어질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화려함을.

3 늘어진 손들을 강하게 하라. 흔들리는 무릎들을 굳게 하라.

4 마음이 두려운 자들에게 말하라. “강해지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보복하러, 하나님의 보응으로 오신다. 그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35장은 이사야 1-39장 전반부의 대미를 장식하는 위로의 시다. 34장의 에돔 심판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사막과 광야는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여기서는 꽃 피는 곳으로 뒤집힌다. 이사야 40-55장(제2이사야)과 문체가 가장 가깝다. 일부 학자는 35장을 제2이사야의 서막으로 본다.





눈 먼 자들이 보고 귀머거리들이 듣는다

5 그때 눈 먼 자들의 눈이 열릴 것이다. 귀머거리들의 귀가 뚫릴 것이다.

6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들이 터지고, 사막에서 시냇물들이 터질 것이다.

7 뜨거운 모래가 연못이 되고, 목마른 땅이 샘들이 될 것이다. 자칼들이 누웠던 곳에서 갈대와 파피루스가 자랄 것이다.

5-6절은 예수가 자신의 메시아적 정체성의 증거로 사용한 본문이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는 마태복음 11:4-5에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눈 먼 자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걷고,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듣는다.” 이사야가 그린 미래가 예수의 치유 사역을 통해 현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거룩한 길

8 거기에 큰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 불릴 것이다. 부정한 자가 그 위를 걷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길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서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9 거기에 사자가 없을 것이다. 맹수가 그 위를 걷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발견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속량된 자들이 걸을 것이다.

10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도망칠 것이다.

“속량된 자들(גְּאוּלֵי — 게울레이)” — ’속량(구속)’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빚이나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 이 역할을 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포로 된 이스라엘의 기업 무를 자로 묘사한다.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겠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 이 두 줄이 40:1-2의 위로, 51:11에도 거의 같은 표현으로 반복된다. 이사야서는 의도적으로 메아리 구조를 사용한다.

다음 장 — 역사로 돌아온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랍사게가 성벽 앞에서 소리친다.




이사야 36장 — 성벽 앞의 목소리


산헤립이 쳐들어오다

1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 왕 십사 년에 앗시리아(Assyria · ㉸ 아시리아) 왕 산헤립(Sennacherib)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점령했다.

이사야 36-39장은 열왕기하 18-20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두 본문 중 어느 것이 원본인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지만, 열왕기하가 더 먼저 쓰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야서의 편집자가 이 역사 서사를 삽입하여 예언과 성취를 잇는 연결고리로 삼았을 것이다.

BC 701년 앗시리아 산헤립의 유다 침공은 고고학적으로 잘 입증된 사건이다. 산헤립 자신의 연대기(프리즘 문자판)에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기스 점령을 묘사한 부조가 대영박물관에 있다. 산헤립은 유다의 46개 도시를 함락시켰다고 자랑했다.





랍사게가 나타나다

2 앗시리아 왕이 랍사게(Rabshakeh — ’최고 관리관’이라는 직함)를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큰 군대와 함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다. 랍사게가 윗 못 수도 옆 세탁자의 밭 큰길에 서자

3 힐기야(Hilkiah · ㉸ 힐키야)의 아들 왕궁 총관 엘리야김(Eliakim · ㉸ 엘야킴)과 서기관 셉나(Shebna), 그리고 아삽(Asaph)의 아들 사관 요아(Joah)가 그에게 나왔다.

4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대왕, 앗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

5 내가 말하건대, 전쟁을 위한 책략과 힘이 단순한 말이 아니겠는가? 네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여 나를 반역했느냐?

6 보라, 너는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다. 사람이 그것에 기대면 그것이 그의 손을 뚫어 상하게 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다.

7 그러나 너희가 내게 말하겠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그는 히스기야가 그 산당들과 제단들을 없애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말한 그 분 아니냐?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고 한.’

8 이제 내 주인 앗시리아 왕과 내기를 해 보라. 내가 네게 말 이천 마리를 줄 것이다. 그래도 너는 타는 사람을 거기에 태울 수 있겠느냐?

9 그러니 내 주인의 신하들 중 가장 작은 통치자 하나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느냐? 병거들과 기병들을 위해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10 더구나 내가 여호와 없이 이 땅을 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치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

랍사게의 논리는 날카롭다. 그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산당 파괴로 왜곡하여 “그 결과 여호와도 화가 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다음 “내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왔다”고 선언한다. 신학적 논리를 이용한 심리전이다.





백성의 귀를 막아라

11 그때 엘리야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다. “청컨대 당신의 종들에게 아람어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들으니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12 랍사게가 말했다. “내 주인이 이 말들을 네 주인과 너에게만 하도록 나를 보냈겠느냐? 이 성벽에 앉은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 배설물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자들에게 하도록 보낸 것 아니겠느냐?”

13 랍사게가 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쳐 말했다. “대왕 앗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14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구할 수 없다.

15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믿게 할 때 그 말을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성읍이 앗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도.

16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앗시리아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화평하고 내게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것이다.

17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 땅과 같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으로, 빵과 포도원의 땅으로.

18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민족들의 신들 중 어떤 신이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건졌느냐?

19 하맛(Hamath)과 아르밧(Arpad)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Sepharvaim)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 이 모든 나라들의 신들 중에 누가 자기 땅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그런데 여호와가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지겠느냐?’”

21 그들이 잠잠하여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22 힐기야의 아들 왕궁 총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했다.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 이 침묵은 경멸이 아니라 전략이다. 랍사게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한 자제다. 그러나 한 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치욕스러웠겠는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가는 세 사람의 모습에 그 무게가 담겨 있다.

라기스 부조 — 산헤립의 니네베 궁전에서 발굴된 대형 부조 패널(현재 대영박물관 소장)에는 라기스 공성전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앗시리아 병사들이 경사면을 만들어 성벽에 접근하고, 포로들이 줄지어 끌려가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성경의 이 본문과 같은 사건이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한다.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의 응답이 온다.




이사야 37장 — 성전에서 올린 기도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가다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2 그가 왕궁 총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들 중 원로들을 굵은 베를 두르게 하고 아모스(Amoz)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능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에서 나오려 하되 낳을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4 혹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의 주인 앗시리아 왕이 그를 보내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씀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남아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이사야의 응답

5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왔다.

6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앗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소리를 너희가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7 보라, 내가 그 안에 영을 두겠다.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그를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두 번째 위협

8 랍사게가 돌아가서 앗시리아 왕이 립나(Libnah — 라기스 북쪽 도시)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앗시리아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9 앗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Ethiopia) 왕 디르하가(Tirhakah)에 관해 소문을 들었다. “그가 너와 싸우러 나왔다.” 그 말을 듣고 앗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했다.

10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앗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속지 마라.

11 보라, 앗시리아 왕들이 모든 나라들에게 한 것을 너는 들었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그런데 너는 건지심을 받겠느냐?

12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민족들의 신들이 그들을 건졌느냐? 고산(Gozan)과 하란(Haran)과 레셉(Rezeph)과 들라살(Telassar)에 있는 에덴(Eden)의 아들들을.

13 하맛 왕이 어디 있느냐? 아르밧 왕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Hena)와 이와(Ivvah)의 성읍들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의 기도

14 히스기야가 전령들에게서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쳤다.

15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16 “그룹들 위에 좌정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여, 오직 당신만이 온 세상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17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소서. 산헤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러 보낸 이 말들을 들으소서.

18 여호와여, 정말로 앗시리아 왕들이 모든 민족들과 그 땅들을 멸망시켰습니다.

19 그 민족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20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온 땅의 모든 왕국들이 오직 당신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긴 개인 기도다. 그 핵심 논리는 단순하다. 다른 신들이 패배한 것은 그들이 진짜 신이 아니어서다. 그러나 여호와는 다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므로 앗시리아와의 대결 결과도 달라야 한다. 기도가 신학적 논거를 담는다.





이사야의 신탁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앗시리아 왕 산헤립에 관해 네가 내게 기도했으므로,

22 이것이 그에 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비웃고 조롱한다. 딸 예루살렘이 네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23 네가 누구를 비웃고 모욕했느냐? 네가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치켜들었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향해.

24 네 종들을 통해 주를 비방했다. 네가 말했다. ’내 많은 병거들로 내가 산들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레바논의 가장 먼 곳으로. 내가 그것의 높은 백향목들과 최선의 잣나무들을 찍었다. 내가 그 가장 먼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것의 풍성한 숲으로.

25 내가 파서 외국 물들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강들을 말렸다.’

26 너는 듣지 못했느냐? 내가 오래전부터 그것을 정했다. 옛날부터 내가 그것을 계획했다. 이제 내가 그것을 가져왔다.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려 돌무더기로 만들도록.

27 그것들의 주민들은 힘이 짧았다.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했다. 들의 식물 같았다. 연한 새 풀 같았다. 지붕의 잡초 같았다. 동풍에 시들기 전에 자란 것 같았다.

28 내가 네 앉음과 네 나감과 들어옴과 나를 향한 네 분노를 안다.

29 나를 향한 네 분노와 네 오만함이 내 귀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 갈고리를 네 코에 꽂고, 내 재갈을 네 입에 물려서 너를 왔던 길로 돌이키겠다.”

30 “이것이 네게 표적이 될 것이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이 년에도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다. 삼 년에는 씨를 뿌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31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은 자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32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살아남은 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33 그러므로 앗시리아 왕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이 성읍에 오지 못할 것이다. 화살 하나도 거기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오지 못할 것이다. 공사를 쌓아서 성벽을 포위하지 못할 것이다.

34 그가 온 길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35 내가 이 성읍을 보호하여 구원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룻밤에

36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서 앗시리아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있었다.

37 앗시리아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베(Nineveh)에 머물렀다.

38 그가 자기 신 니스록(Nisroch)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들 아드람멜렉(Adrammelech)과 사레셀(Sharezer)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Ararat) 땅으로 도망했다. 그의 아들 에살핫돈(Esarhaddon · ㉸ 에사르하돈)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산헤립의 암살은 앗시리아 역사 기록에도 나온다. BC 681년 그의 아들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나 앗시리아 자료는 에살핫돈을 살인자로 기록하고, 성경은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라고 한다. 세부 사항의 차이가 있지만 암살이라는 사실 자체는 일치한다.

18만 5천 명의 죽음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설명을 제시한다. 전염병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들쥐가 앗시리아 활줄과 방패 고리를 갉아먹었다고 전한다 — 페스트 전파의 암시일 수 있다), 또는 다른 군사적 재앙. 어떤 원인이든,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다음 장 —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린다. 그리고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다.




이사야 38장 — 해 그림자가 물러나다


히스기야가 병들다

1 그 날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다.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3 “여호와여,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당신 앞에서 걸었다는 것과, 내가 당신의 눈에 좋은 것을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울었다.

4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5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네 수명에 십오 년을 더할 것이다.

6 내가 앗시리아 왕의 손에서 너와 이 성읍을 건지고, 이 성읍을 보호할 것이다.

7 이것이 네게 여호와로부터의 표적이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8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내려간 해 그림자를 열 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해 그림자가 열 도 뒤로 물러났다. 이미 내려간 도만큼.

해 그림자의 후퇴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기적 이야기다. 열왕기하 20:8-11에서는 히스기야가 직접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기보다 뒤로 가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라고 선택하여 뒤로 가게 했다. 천체학적 해석(지구 자전 일시 역행)과 지역적 광학 현상 해석, 그리고 문학적·신학적 표현으로 보는 관점이 공존한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이 일어났다고 선언할 뿐이다.





히스기야의 글

9 유다 왕 히스기야의 글이다. 그가 병들었다가 나을 때 썼다.

10 “나는 말했다. 내 날들의 한창때에 내가 스올의 문으로 가겠구나. 내 남은 해들에 빼앗김을 당하겠구나.

11 나는 말했다. 나는 여호와를 보지 못하겠다.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나는 세상의 주민들과 함께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겠다.

12 내 거처가 빼앗겨 나로부터 멀리 옮겨졌다. 목자의 장막처럼. 내 생명을 베 짜는 사람처럼 말았다. 그가 실에서 나를 끊어 버렸다. 낮부터 밤까지 당신이 나를 끝내셨다.

13 나는 아침까지 견디었다. 사자처럼 그가 내 모든 뼈를 부러뜨렸다. 낮부터 밤까지 당신이 나를 끝내셨다.

14 제비처럼, 학처럼 나는 재잘거렸다. 비둘기처럼 나는 신음했다. 내 눈이 위를 바라보며 쇠하였다. ‘여호와여, 내가 억눌렸습니다. 나를 위해 나서 주소서.’

15 그러나 내가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가 내게 말씀하셨고 그가 직접 행하셨다. 내 영혼의 쓴 것들로 인해 내가 천천히 내 모든 해들을 걸어가겠다.

16 오 주여, 이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삽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영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회복시키고 살게 하셨습니다.

17 보라, 평화가 내게 큰 쓴 것을 위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영혼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죄들을 당신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18 스올은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당신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은 당신의 신실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19 살아 있는 자, 살아 있는 자만이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당신의 신실함을 알게 합니다.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 평생 동안 수금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는 구약에서 개인이 죽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드문 텍스트다. 그는 스올(죽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살아서 찬양하고 싶다고 한다. 사후 세계에 대한 이스라엘의 초기 이해에서 스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이었다. 시편 88편, 115:17이 같은 신학을 공유한다.





무화과 반죽과 회복

21 이사야가 말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것을 상처 위에 붙여라. 그러면 그가 나을 것이다.”

22 히스기야가 물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반죽은 고대 근동의 실제 의료 처방이다. 수메르와 이집트 의학 문서에 무화과를 이용한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다. 기적이지만 의술도 함께 사용된다. 신의 개입과 인간의 의술이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이 보여준다.

다음 장 — 바벨론에서 사신이 찾아온다.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모두 보여준다. 이사야가 포로를 예언한다.




이사야 39장 — 보물창고를 열다


바벨론 사신이 오다

1 그 무렵 발라단(Baladan)의 아들 바벨론(Babylon · ㉸ 바빌론) 왕 므로닥발라단(Marduk-Baladan · ㉸ 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2 히스기야가 그들을 기뻐 맞이했다. 그가 그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를 보여주었다. 은과 금, 향료와 귀한 기름, 모든 무기고와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궁에 있는 것과 나라 전체에 있는 것 중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3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말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4 이사야가 물었다. “그들이 당신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다. “그들이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내 보물 창고에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 보라, 날들이 올 것입니다. 당신의 궁에 있는 것과 당신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운반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 당신에게서 나올 당신의 아들들, 당신이 낳을 자들이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에서 내시가 될 것입니다.”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가 또 말했다. “내 평생에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말이 불편하다. “내 평생에 평화가 있을 것이니 좋다”는 것이다. 자기가 죽은 뒤에 올 재앙을 담담히 받아들인다. 이것을 신앙의 겸손으로 볼 수도, 이기적 안도감으로 볼 수도 있다. 열왕기하 20:19는 같은 말을 기록한다. 성경은 해석하지 않는다. 그냥 전달한다.

므로닥발라단 — 역사적으로 BC 721년과 703년 두 차례 바벨론 왕위에 오른 칼데아 부족장이다. 앗시리아에 맞서 저항했고, 앗시리아에 맞서 동맹을 구하러 히스기야에게 외교 사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히스기야는 그 외교적 기회에 보물을 보여주며 동맹국으로서의 잠재력을 과시했을 것이다.

39장은 이사야서 전반부(1-39장)의 결미다. 앗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진짜 위협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40장부터 갑자기 “위로하라, 위로하라”가 시작된다. 독자는 자연스럽게 바벨론 포로기로 이동한다. 이것이 제2이사야(40-55장)로의 전환을 서사적으로 준비하는 장이다.

다음 장 —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사야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시작된다.




이사야 40장 — 위로하라, 위로하라


첫 번째 말씀

1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2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라. 그녀에게 선포하라. 그녀의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다고. 그녀가 자기 모든 죄에 대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갑절을 받았다고.”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의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다. 1-39장은 심판과 경고가 중심이었다. 40장부터는 위로가 중심이 된다. 이 장은 이른바 ’제2이사야(Deutero-Isaiah, 40-55장)’의 시작이다.

1892년 독일 학자 베른하르트 둠(Bernhard Duhm)이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학설을 정리했다. 1-39장(제1이사야, BC 8세기 예루살렘), 40-55장(제2이사야, BC 6세기 바벨론 포로기), 56-66장(제3이사야). 44:28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이름이 명시된다.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다. 다수의 구약학자들은 이것을 포로기 중 작성된 증거로 본다. 보수 학자들은 예언적 선견(先見)으로 설명한다.

“위로하라 위로하라(נַחֲמוּ נַחֲמוּ — 나하무 나하무)” — 헨델(George Frideric Handel)의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 1741)’의 첫 알토 아리아 “Comfort ye”의 본문이다. 이 두 단어가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설정 중 하나가 되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3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 광야에 큰길을 곧게 하라.

4 모든 골짜기가 돋우어질 것이다.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구부러진 곳이 곧아지고, 험한 곳이 평평해질 것이다.

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 마태복음 3:3, 마가복음 1:3, 누가복음 3:4, 요한복음 1:23. 네 복음서 모두 이 구절을 세례 요한에게 적용한다. 이사야가 쓴 문장이 7세기 뒤에 요르단 강가에서 메아리쳤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가장 명확한 인용 중 하나다.





풀의 시

6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그가 말한다. “내가 무엇을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7 풀이 마른다. 꽃이 시든다. 여호와의 숨결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이다.

8 풀이 마른다. 꽃이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 베드로전서 1:24-25가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인간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의 대조. 마르고 시드는 것과 영원히 서 있는 것. 이 두 이미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모티프 중 하나다.





무엇에 비기겠느냐

9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이여,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이여, 힘껏 목소리를 높여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오신다. 그의 팔이 그를 위해 다스린다.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함께 있다. 그의 임금이 그 앞에 있다.

11 그가 목자처럼 양 떼를 먹이신다. 그의 팔로 어린 양들을 모으신다. 가슴에 안으신다.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목자처럼” — 이사야 40:11이 그린 목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나는 선한 목자다”로 이어진다. 어린 양을 가슴에 안는 이미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회화들보다 수천 년 앞서 인류의 상상 속에 있었다.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재고, 뼘으로 하늘을 재었는가? 누가 땅의 먼지를 되로 재고, 저울로 산들을 달았으며, 천칭으로 언덕들을 달았는가?

13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시했는가? 그의 상담자가 되어 그를 가르쳤는가?

14 그가 누구와 상담했으며, 누가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는가? 누가 그에게 공의의 길을 가르쳤는가? 지식을 가르쳤는가? 명철의 길을 알게 했는가?

15 보라, 민족들은 물통의 한 방울 같다. 저울 위의 티끌처럼 여겨진다. 보라, 그가 섬들을 가루처럼 날려 버리신다.

16 레바논이 불을 지피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 짐승들이 번제로 충분하지 않다.

17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이 무로, 공허로 여겨진다.





우상에 무엇을 비기겠느냐

18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무엇에 비기겠느냐? 어떤 형상이 그와 같겠느냐?

19 기술공이 우상을 부어 만든다. 금장색이 금을 입히고, 은 사슬을 그것을 위해 만든다.

20 가난하여 그런 헌물을 드릴 수 없는 자는 썩지 않을 나무를 선택한다.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세우려고 기술 좋은 장인을 구한다.

21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시초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들을 너희가 깨닫지 못했느냐?

22 그가 땅의 원(圓) 위에 앉으신다. 그 거주자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가 하늘들을 얇은 막처럼 펼치신다. 천막처럼 거기서 사시려고.

23 그가 통치자들을 무로 만드신다. 세상의 재판관들을 허무로 만드신다.

24 그들이 심겨지지 않았다. 뿌리내리지 않았다. 그들의 줄기가 땅에 자리 잡지 못했다. 그가 그들 위에 부시면 그들이 시든다. 폭풍이 그들을 그루터기처럼 날려버린다.





독수리 날개

25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나와 동등한 자가 누구냐?”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26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는지 보라. 그들의 군대를 수대로 이끌어 내시는 분. 그가 그것들 모두를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의 능력이 크고 그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

27 야곱아, 왜 말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말하느냐.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나의 심판이 내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

28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을 창조하신 분이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신다. 그의 명철은 측량할 수 없다.

29 그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 없는 자에게 힘을 풍성하게 하신다.

30 젊은이들도 피곤하고 지친다. 총각들도 반드시 넘어진다.

31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칠 것이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히브리어 ’카와(קָוָה)’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대를 갖고 바라는 것,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듯 긴장된 기대다. “독수리처럼 날개를 친다”는 원문은 “독수리처럼 올라간다”에 더 가깝다. 독수리는 날개를 치지 않고 상승 기류를 타고 오른다. 힘을 써서 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들려 올라가는 이미지다.

다음 장 — 여호와가 열방을 심판하러 앉으신다. 이방의 우상들이 풍자된다.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고 부르신다.




이사야 41장 —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열방이여 잠잠하라

1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새 힘을 받아라. 가까이 와서 말하라. 우리가 함께 재판 자리로 나아가자.”

2 동쪽에서 누구를 일으켜 세웠느냐? 그를 정의 안에서 부르셨다. 그의 발 앞에 민족들을 주시고, 왕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가 그들을 자기 칼로 티끌처럼, 바람에 날리는 짚처럼 만들었다.

3 그가 그들을 추격하여 발길도 닿지 않는 길로 안전하게 지나갔다.

4 누가 이것을 이루었느냐? 처음부터 세대들을 불러내신 누가? 나 여호와다. 처음과 함께 있고, 마지막 자들과 함께 있다. 나는 그다.

“동쪽에서 일으켜 세운 자” — 학자들은 이것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키루스)에 대한 예언으로 읽는다. 44:28과 45:1에서는 이름이 직접 명시된다. 고레스는 동방에서 나타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다 포로들을 해방시킨다. BC 539년의 사건이다.





우상의 공포

5 섬들이 보고 두려워했다. 땅 끝들이 떨었다. 그들이 가까이 와서 왔다.

6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왔다. 형제에게 “강하라”고 말했다.

7 목수가 금속 장인을 격려했다.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가 모루 위에서 두드리는 자를 격려했다. 납땜에 대해 “좋다”고 말하며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으로 박았다.

우상 제작 과정의 아이러니 — 이 공정한 묘사는 신랄한 풍자다. 신을 만드는 자들이 서로 격려한다. “좋다”고 격려하며 흔들리지 않게 못을 박는다. 신이 스스로 서지 못해서 못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이 풍자는 44:9-20에서 더 깊어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8 “그러나 너, 이스라엘은 내 종이다. 야곱아, 내가 택한 자야.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붙잡았다. 그 가장 먼 구석에서 불러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버리지 않았다.’

10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11 보라, 네게 분노한 모든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굴욕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12 네가 그들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너와 싸우는 자들을. 너와 전쟁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다.

13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든다. 내가 네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14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소수여. 내가 너를 돕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네 구속자다.”

“벌레 같은 야곱(תּוֹלַעַת יַעֲקֹב — 톨라앗 야아코브)” — 포로 된 이스라엘의 자기 인식이다. 벌레. 아무 힘도 없는 존재.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하신다. 힘없음의 고백과 신의 직접적인 개입 선언이 맞붙는다.





타작하는 새 기계

15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새 타작 기계로 만들겠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부서뜨릴 것이다.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16 너는 그것들을 키질할 것이다.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17 “가난하고 곤핍한 자들이 물을 찾는다. 물이 없다. 그들의 혀가 목마름으로 마른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18 내가 민둥산들에서 강들을 열겠다. 골짜기들 가운데서 샘물을 열겠다. 광야를 물 웅덩이로, 건조한 땅을 물 근원으로 만들겠다.

19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나무와 도금양나무와 기름 올리브나무를 심겠다.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심겠다.

20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행했음을 보게 하려 함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것을 창조했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려 함이다.”





우상과의 재판

2±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소송을 제시하라. 야곱의 왕이 말씀하신다.”너희의 강한 증거들을 가져오라.

22 그것들이 와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라. 이전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 것이다. 아니면 다가오는 것들을 선포하라.

23 앞으로 올 것들을 선포하라. 우리가 네가 신임을 알도록. 좋은 것을 행하든지 나쁜 것을 행하든지 하라. 우리가 보고 함께 두려워할 것이다.

24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선택하는 자는 가증한 자다.”





동쪽에서 오는 자

25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다. 그가 온다. 동쪽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가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26 누가 처음부터 선포했느냐? 우리가 알도록. 미리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도록. 선포하는 자가 없다. 알리는 자가 없다. 너희의 말을 듣는 자가 없다.

27 처음으로 시온에 ’보라, 그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28 내가 보건대 아무도 없다. 그들 중 아무 상담자도 없다. 내가 그들에게 물으면 대답할 자도 없다.

29 보라, 그것들은 모두 공허하다. 그것들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의 형상들이 바람이고 혼돈이다.”

우상 신들과의 재판이 끝난다. 판결은 분명하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예언하지 못한다. 예언하고 성취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다. 이 법정 이미지는 이사야 40-55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조다. 신들 사이의 소송, 예언의 성취 여부가 진정한 신의 증거다.

다음 장 — 종의 노래 첫 번째.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사야 42장 —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리


첫 번째 종의 노래

1 “보라, 내가 붙드는 내 종을.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내 영을 두었다.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2 그가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 그 소리를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는다.

3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4 그가 쇠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땅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섬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린다.”

이 네 구절이 ‘종의 노래’ 첫 번째다. 이사야서에 네 편이 있다(42:1-9, 49:1-13, 50:4-11, 52:13-53:12). 이 종이 누구인지를 놓고 유대교와 기독교 해석이 갈려 왔다.

유대교 전통은 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또는 선지자 이사야 자신으로 본다. 고난받는 이스라엘이 민족들에게 공의의 길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기독교 전통은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다. 마태복음 12:17-21은 이 구절 전체를 인용하며 예수의 치유 사역에 적용한다. 요한복음 1:29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어진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 이미 부러지기 시작한 것, 이미 꺼져가는 것을 더 꺾거나 더 끄지 않는다.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종의 특징이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와 함께한다.





창조주의 선언

5 하나님 여호와, 하늘들을 창조하고 펼치신 분, 땅과 그 소산들을 펼치신 분, 거기 사는 백성에게 숨을 주신 분, 그 위를 걷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내가 네 손을 잡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민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7 눈 먼 눈들을 열기 위해. 옥에서 포로를 끌어내기 위해. 어둠의 집에서 감옥에 앉은 자를 끌어내기 위해.

8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찬양을 조각한 우상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9 보라, 이전 것들이 왔다. 새 것들을 내가 선포한다. 그것들이 싹트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새 노래를 불러라

10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라. 땅 끝에서 그의 찬양을. 바다로 내려가는 자들아, 그 안에 가득한 것들아, 섬들아, 그 주민들아.

11 광야와 그 안의 성읍들이 목소리를 높여라. 게달(Kedar — 아라비아 유목 부족)이 사는 마을들이. 셀라(Sela — 에돔의 바위 도시, 훗날의 페트라)의 주민들이 노래하라. 산들의 꼭대기에서 즐겁게 소리쳐라.

12 그들이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섬들에서 그의 찬양을 선포하라.

13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가신다. 전사처럼 그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신다. 외치고, 고함치신다. 그의 원수들을 이기신다.





오래 침묵했다, 이제 울부짖겠다

14 “나는 오래 침묵하고 잠잠했다. 억제했다. 산모처럼 울부짖을 것이다. 헐떡이고 숨을 몰아쉴 것이다.

15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들의 모든 식물을 말리겠다. 강들을 섬들로 만들겠다. 못들을 말리겠다.

16 눈 먼 자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에서 인도하겠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경로로 이끌겠다. 어둠을 그들 앞에서 빛으로 만들겠다. 구부러진 곳을 곧게 하겠다. 이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17 그러나 조각한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 주조한 것들에게 ’당신들이 우리의 신들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 크게 부끄러워할 것이다.”





듣지도 못하는 종

18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눈 먼 자들아, 보기 위해 바라보라.

19 내 종처럼 눈 먼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보내는 내 전령처럼 귀먹은 자가 누가 있느냐? 나와 화평한 자처럼 눈 먼 자가 누가 있느냐? 여호와의 종처럼 눈 먼 자가 누가 있느냐?

20 너는 많은 것을 보았지만 주의하지 않는다. 귀는 열렸지만 듣지 않는다.

21 여호와는 그의 의 때문에 기뻐하셨다. 율법을 크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22 그러나 이것은 약탈당하고 빼앗긴 백성이다. 그들이 다 구덩이에 올무가 되어 있고, 감옥 집에 숨겨져 있다. 약탈물이 되었으나 건지는 자가 없다. 빼앗겼으나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자가 없다.

23 너희 중 이것에 귀를 기울일 자가 있느냐? 이후 것들을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일 자가 있느냐?

24 약탈물이 되도록 야곱을 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준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다. 그들이 그의 길에서 걸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25 그가 불타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었다. 전쟁의 강력함을. 그것이 그들 주위를 불태웠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다. 그것이 그들을 불살랐지만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다.

42장에서 이상한 긴장이 있다. 앞부분의 종(1-9절)은 완전히 헌신된, 눈 먼 자를 보게 하는 자다. 뒷부분의 종(18-25절)은 스스로 눈 멀고 귀 먹어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 두 ’종’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 이스라엘은 부름받은 종이지만 아직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 이 긴장이 이사야 42-53장을 끌고 간다.

다음 장 —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를 구속했다

1 그런데도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형성하신 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2 네가 물들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들이 너를 휩쓸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을 때 타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네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네 몸값으로 주었다.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주었다.

4 내 눈에 네가 귀하고, 존귀하며,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너 대신 주겠다. 민족들을 네 생명 대신 주겠다.

5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동쪽에서 네 자손을 가져오겠다. 서쪽에서 너를 모으겠다.

6 내가 북쪽에 말하겠다. ‘주라.’ 남쪽에 ‘막지 마라.’ 내 아들들을 멀리서 가져오라. 내 딸들을 땅 끝에서.”

1절의 “너는 내 것이다(כִּי-לִי אַתָּה — 키 리 아타)” — 소유격이면서 동시에 친밀감의 언어다. 재산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이다. ’내 것’이라는 말이 이 문맥에서 보호와 돌봄의 근거가 된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불렀다” —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아는 것은 관계의 친밀함과 권위의 표현이다. 모세에게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개인적 관계의 선언이다.





나의 증인들

7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 내가 창조하고 형성하고 만든 자.”

8 눈이 있어도 눈 먼 자들, 귀가 있어도 귀먹은 자들을 이끌어 내라.

9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이게 하라. 백성들이 모이게 하라. 그들 중 누가 이것을 선포하겠느냐? 이전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겠느냐? 그들의 증인들을 세우게 하라. 그들이 의롭다 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을.

10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선택한 내 종이.” 너희가 알고 믿으며 내가 그임을 이해하게 하려 함이다. 나 이전에 형성된 신이 없었다. 나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11 나, 나만이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12 내가 선포하고, 구원하고, 알게 했다. 너희 가운데 낯선 신이 없었다.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13 날이 있기 전부터 나는 그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할 때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바벨론을 통과하다

14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해 나는 바벨론에 보내겠다. 도망하는 자들을 모두 데려오겠다. 그들의 기쁨의 노래를 슬픔으로 바꾸어 갈대아인들을 위해 배들을 낮추겠다.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16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거센 물 가운데 통로를 내시는 분.

17 병거와 말을 이끌어 내시는 분,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어 내시는 분. 그들이 함께 눕는다. 일어나지 못한다. 그들이 꺼진다. 심지처럼 꺼졌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마라

18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마라. 예전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그것이 싹틀 것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겠다. 사막에 강들을 만들겠다.

20 들의 짐승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자칼들과 타조들이. 내가 내 택한 백성에게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주기 때문이다.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형성했다. 그들이 내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마라” — 이것은 출애굽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큰 새 출애굽이 온다는 것이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 이 이미지는 첫 번째 출애굽을 뛰어넘는 두 번째 출애굽의 언어다. 과거의 기적보다 더 큰 미래의 기적이 준비되고 있다.





형식주의의 실패

22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내게 부르짖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위해 수고를 다하지 않았다.

23 너는 번제의 어린 양들을 내게 가져오지 않았다. 너는 제물로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았다. 나는 헌물로 너를 무겁게 하지 않았다. 유향으로 너를 피곤하게 하지 않았다.

24 너는 돈을 주고 나를 위해 향기로운 갈대를 사지 않았다. 너의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충족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죄들로 나를 무겁게 했다. 너의 죄악들로 나를 피곤하게 했다.

25 나, 나만이 네 허물들을 내 자신을 위해 지우는 자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네 죄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26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함께 재판을 벌이자. 네 쪽을 말하라. 의롭다 함을 받도록.

27 네 첫 조상이 죄를 지었다. 네 중재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죄했다.

28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곳의 고관들을 더럽힐 것이다. 야곱을 완전한 멸망에 넘길 것이다. 이스라엘을 모욕에 넘길 것이다.”

25절 — “나, 나만이 네 허물들을 지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이 고백에서 두 가지가 겹쳐진다. 용서는 하나님의 일방적 행동이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며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지우고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다음 장 — 이스라엘에 물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상 만드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긴 풍자가 시작된다. 마지막에는 고레스의 이름이 예언된다.




이사야 44장 — 나무 반쪽은 불, 반쪽은 신


영을 부어 주마

1 “그러므로 지금 내 종 야곱아, 들어라.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아.

2 너를 만드신 여호와, 태에서 너를 형성하시고 너를 도우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선택한 여수룬(Jeshurun — ’정직한 자’라는 뜻, 이스라엘의 시적 이름)아.

3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붓겠다. 건조한 땅에 시냇물들을 붓겠다. 내가 내 영을 네 자손에게 붓겠다. 내 복을 네 후손에게 붓겠다.

4 그들이 풀 사이에서처럼 자랄 것이다. 흐르는 물가의 버드나무들처럼.

5 이 자가 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저 자는 야곱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또 다른 자는 손에 여호와의 것이라고 쓸 것이다. 이스라엘 이름을 기리는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수룬(יְשֻׁרוּן — 예슈룬)” — 이스라엘의 시적 별칭이다. 신명기 32:15, 33:5, 33:26에도 등장한다. ‘정직한 자’ 또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는다. 심판과 경고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 애칭으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것은 의도적이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6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7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외쳐라. 그리고 선포하라. 내 앞에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 있었던 것들을. 앞으로 올 것들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8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고 선포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증인들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다른 바위가 없다. 나는 하나도 알지 못한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 요한계시록 1:8, 21:6, 22:13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선언할 때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사야의 언어가 신약의 그리스도 신학에 스며들었다.





우상 만드는 자들의 어리석음

9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공허하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아무 이익이 없다. 그들 자신의 증인들이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10 누가 신을 만드느냐? 누가 아무 이익 없는 우상을 주조하느냐?

11 보라, 그의 동료들이 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기술공들은 사람이다. 그들이 모두 모여 서게 하라. 그들이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12 대장장이가 도끼를 만든다. 불 속에서 일하고, 망치로 두드려 팔의 힘으로 만든다. 배가 고프면 힘이 없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해진다.

13 목수가 줄을 당기고 분필로 표시하며, 대패로 다듬고, 컴퍼스로 표시하여 사람의 형태로 만든다. 집에 앉히기 위해 아름다운 사람의 형태로.

14 그가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고, 떡갈나무와 참나무를 고른다. 숲의 나무들 중에서 튼튼한 것으로. 그가 소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한다.

15 그것이 사람이 불 때는 연료가 된다. 그가 그 일부를 가져다 불을 피워 스스로를 따뜻하게 한다. 또 불을 지펴서 빵을 굽는다. 또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경배한다. 그것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린다.

16 그것의 절반은 불에 태운다. 그 절반 위에 고기를 굽는다.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르다. 몸을 따뜻하게 하며 말한다. “아, 따뜻하다. 불이 좋다.”

17 그것의 나머지로 신을, 자기 조각상을 만든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며 말한다. “나를 구원하라. 너는 내 신이다.”

18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의 눈이 봉해져 보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다.

19 아무도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식도 없고 이해도 없다. “나는 그것의 절반을 불에 태웠다. 또 그 불 위에 빵을 구웠다.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리고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었다. 나무 토막 앞에 엎드려야 하는가?”

20 그가 재를 먹는다. 속은 마음이 그를 방황하게 했다. 그는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 우상 풍자(9-20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신랄한 우상 비판이다. 예레미야 10장이 같은 논리를 가진다. 논리는 단순하다. 나무 한 그루로 불도 지피고 신도 만든다. 같은 나무로 음식을 요리하고 같은 나무 앞에 경배한다. 이 불일치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적 어리석음이다.

“재를 먹는다” — 나무가 불에 타면 재가 된다. 나무로 신을 만드는 것은 재를 자기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한 줄이 우상숭배의 귀결을 압축한다.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21 “야곱아, 이것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형성했다.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22 내가 짙은 구름처럼 네 허물들을 지웠다. 구름처럼 네 죄들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다.”

23 하늘들아,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땅 아래 깊은 곳들아, 기뻐하여라. 산들아, 삼림과 그 모든 나무들아, 노래하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고레스의 이름이 불린다

24 너희 구속자, 너를 태에서 형성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다. 모든 것을 만들었다. 혼자 하늘들을 펼쳤다. 나 혼자 땅을 넓혔다.

25 거짓말하는 자들의 표적들을 헛되게 하고, 점쟁이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뒤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음으로 만드는 자가 나다.

26 내 종의 말을 이루는 자가 나다. 내 사자들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나다. 예루살렘에 대해 ’거기 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유다의 성읍들에 대해 ’재건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 폐허들을 일으키는 자가 나다.

27 깊은 바다에 ’말라라’라고 말하는 자가 나다. ’내가 네 강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다.

28 고레스(Cyrus · ㉸ 키루스)에 대해 ’그가 내 목자다. 내 모든 기쁨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말하는 자가 나다. 예루살렘에 대해 ’재건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성전에 대해 ’네 기초가 놓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가 나다.”

“고레스(כּוֹרֶשׁ — 코레쉬)” — 이사야서에서 이름이 직접 명시되는 유일한 외국인 지도자다.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Cyrus II)다. 그는 BC 559년에 왕이 되어 BC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BC 538년에 유대인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것이 에스라 1장의 고레스 칙령이다. 이사야가 이 장을 쓴 시점이 BC 8세기라면, 이름이 명시된 약 150년 후 사람을 예언한 것이다.

이 구절이 이사야서 분열 학설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보수 학자들은 하나님이 미래의 왕 이름을 선지자에게 직접 알려주셨다고 본다(예언적 선견). 제2이사야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포로기 작가가 이미 일어난 사건을 예언의 형식으로 기록했다고 본다. 두 해석 모두 이 이름의 등장이 텍스트의 핵심 전환점임을 인정한다.

키루스 실린더(Cyrus Cylinder, BC 539년, 현재 대영박물관) — 고레스 자신이 기록한 설형문자 토판에 “마르둑 신이 나를 선택하여 바벨론을 해방시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경의 하나님과 바벨론의 마르둑이 같은 사건을 각자의 언어로 기록했다. 역사는 하나지만 해석의 틀이 다르다.

다음 장 — 고레스를 직접 “기름 부음 받은 자(메시아)”라고 부른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신학이 전개된다.




이사야 45장 —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방 왕에게 메시아 칭호를

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Cyrus · ㉸ 키루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잡고, 민족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며,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어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하리라.

2 내가 네 앞서 가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청동 문을 부수고, 쇠 빗장을 끊으리라.

3 네게 어둠 속의 보물을,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을 주리니, 이는 네가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여호와, 네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4 내 종 야곱,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네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메시아)’ — 히브리어 ’마쉬아흐(מָשִׁיחַ)’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스라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쓰는 칭호다. 이사야는 이 칭호를 이방 왕 고레스에게 사용한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으로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 포로를 해방했다. 야훼가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선언이다. 이스라엘 신학의 경계를 넘는 발상이다.





토기와 토기장이

5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네 허리를 동여맸다.

6 해 뜨는 곳부터 지는 곳까지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한다. 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다.

7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들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만든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한다.

8 하늘이여, 위에서 비를 뿌려라. 구름이여, 공의를 부어라. 땅이여, 열려라. 구원이 자라게 하라. 공의도 함께 싹 트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7절 — “재앙도 만든다”는 구절은 매우 직접적이다. 히브리어 ’라(רָע)’는 악·재앙·불행이다. 이사야는 이원론을 거부한다. 선을 창조하는 신과 악을 창조하는 신이 따로 있지 않다. 모든 것이 야훼의 통제 아래 있다는 선언이다. 페르시아 이원론(선의 신 아후라마즈다 대 악의 신 아흐리만)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흙

9 “자신을 만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다. 토기 가운데 있는 한 조각이여.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고 하겠느냐? ’너는 손이 없다’고 하겠느냐?

10 아버지에게 ’왜 낳았느냐’고 하거나 어머니에게 ’왜 해산했느냐’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11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미래의 일들을 내게 물어라. 내 아들에 관해, 내 손의 일에 관해 나에게 명령하려 하느냐?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 내 손이 하늘을 펼쳤고, 내가 그 모든 군대에게 명령했다.

13 내가 그를 의로 일으켰으니,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그가 내 성읍을 건축하고, 내 포로를 값이나 뇌물 없이 풀어줄 것이다.”

여호와 만군의 주가 말씀하셨다.





모든 민족의 끝

1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집트의 수고와 에티오피아의 상품과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이 네게 와서 너의 것이 되리라. 그들이 네 뒤를 따라 걸으며 사슬에 매여 올 것이다. 그들이 너에게 엎드려 간청하리라. ‘오직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15 “참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자이십니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며 수치를 입으리라. 그들이 함께 혼란 속에 들어가리라.

17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영원무궁토록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땅의 끝까지

18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땅을 빚으시고 만드셨다.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혼돈스럽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거주하도록 만드셨다. “나는 여호와다. 다른 이가 없다.

19 나는 어둠의 땅에서, 비밀 장소에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야곱의 자손에게 말했다. ’나를 헛되이 찾아라’고 하지 않았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며, 바른 것을 선언한다.

20 민족들 가운데 피한 자들이여, 함께 모이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21 너희는 선포하고 가까이 나아오라. 함께 의논하라. 누가 이것을 옛적부터 선포했느냐? 누가 그때부터 알렸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의로운 하나님, 구원자. 나 외에는 없다.

22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자들아, 내게 돌아오라.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했다. 공의의 말이 내 입에서 나갔으니, 돌이키지 않으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24 내게서만 의와 능력이 있다.” 그에게 와서 분노한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리라.

25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여호와 안에서 의롭게 되며 자랑하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 바울이 로마서 14:11과 빌립보서 2:10-11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이사야의 야훼 선언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고백의 언어가 된다.

다음 장 — 바벨론의 신들, 벨과 느보가 짐승에 실려 도망간다. 야훼와 우상의 결정적 차이: 야훼는 이스라엘을 드신다. 우상은 사람이 들어야 한다.




이사야 46장 — 바벨론 우상의 도망


짐승 등에 실리는 신들

1 벨(Bel)이 엎드리고, 느보(Nebo · ㉸ 네보)가 쓰러진다. 그들의 형상들이 짐승과 가축 위에 실렸다. 너희가 날랐던 것들이 지쳐 쓰러진 짐승 위에 짐이 되었다.

2 그것들이 함께 엎드리고, 짐을 내려놓지 못하며, 스스로 포로가 되어 갔다.

벨과 느보 — 바벨론의 주신들이다. 벨(바알)은 마르둑의 다른 이름으로 바벨론 최고신이었다. 느보는 지혜와 글쓰기의 신으로 느부갓네살(נְבוּכַדְנֶאצַּר)이라는 이름에도 그 이름이 들어 있다. 이사야는 고레스의 정복 때 그 신상들이 도망치듯 운반되는 장면을 묘사한다. 바벨론에서 기원전 539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드는 하나님과 들려 다니는 신들

3 “야곱 집안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배에서부터 품었고, 태에서부터 안고 다녔다.

4 노년까지도,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내가 그리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며 구하겠다.

5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려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려느냐? 누가 나와 같다 하겠느냐?

6 금 자루에서 금을 쏟아붓고, 저울에 은을 달아서 금세공인을 고용하여 신을 만든다. 그것에 엎드려 절한다.

7 그것을 어깨 위에 들어다가 나른다. 그것을 제자리에 놓는다. 그러면 그것이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는다. 그 환난에서 구해내지 못한다.”

핵심 대조 — 우상은 사람이 들어 나른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들어 나른다. 종교의 방향이 역전된다.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과 신이 사람을 섬기는 것의 차이. 이사야의 논리는 단순하고 날카롭다.





내가 행할 것이다

8 “이것을 기억하여라. 마음에 새겨라. 너희 반역자들아, 이것을 마음에 되새겨라.

9 옛날 일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10 처음부터 끝을 선포하며, 아직 되지 않은 것들을 옛적부터 말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11 나는 동쪽에서 맹금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내가 말했으니 이루겠다. 내가 계획했으니 행하겠다.

12 마음이 완고한 자들아, 들어라. 의에서 멀리 있는 자들아.

13 나는 내 의를 가까이 했다. 멀지 않다. 내 구원이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시온에 구원을 두고, 이스라엘에게 내 영광을 주겠다.”

“동쪽에서 맹금을 부른다” — 고레스를 가리킨다.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의 동쪽이다. 맹금은 독수리나 매처럼 빠르고 강한 정복자의 이미지다. 야훼가 이방 왕을 ’부른다’고 묘사하는 점에서, 역사 전체가 야훼의 계획 안에 있다고 선언한다.

다음 장 — 바벨론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 먼지 위에 앉아라.




이사야 47장 — 처녀 딸 바벨론의 추락


먼지에 앉아라

1 “내려와서 먼지 속에 앉아라, 처녀 딸 바벨론아. 보좌 없이 땅에 앉아라, 갈대아 딸아. 다시는 섬세하다,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2 맷돌을 가져다가 밀가루를 빻아라. 너의 너울을 벗어라. 치마를 들어 올려라.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 네 수치가 드러나며, 네 부끄러움이 보일 것이다. 내가 복수하겠다. 아무도 막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씀하셨다.

‘처녀 딸 바벨론’ — 바벨론을 아직 정복당하지 않은 여인으로 묘사한다. 보좌에 앉아 있던 여왕이 갑자기 종의 일, 맷돌 가는 일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다. 고대 근동에서 정복당한 도시는 종종 여성으로 의인화되었다. 애가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묘사했다. 이제 이사야는 같은 문학 장치를 정복자 바벨론에게 돌린다.





빛이 꺼지는 밤

4 우리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그의 이름이시다.

5 “갈대아 딸아, 침묵 속에 앉아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다시는 너를 왕국들의 여주인이라 부르지 않으리라.

6 내가 내 백성에게 노했다. 내 유업을 더럽혔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에게조차 너는 멍에를 매우 무겁게 했다.

7 너는 말했다. ‘나는 영원히 여주인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다.”





방자함의 대가

8 “이제 들어라, 쾌락 속에 있는 자여. 안전하게 앉아 있는 자여. 네 마음속으로 말한다. ‘나뿐이다.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겠다. 자녀를 잃는 슬픔도 알지 못하리라.’

9 이 두 가지 일이 갑자기 하루에 네게 올 것이다. 자녀를 잃는 것과 과부가 되는 것. 네 많은 주술과 강력한 마법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온전히 네게 오리라.

10 너는 네 악함에 의지하며 말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네 지혜와 지식이 너를 홀렸다. 너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나뿐이다. 다른 이가 없다.’

11 재앙이 네게 오리라. 그것을 물리칠 줄 모를 것이다. 환난이 네게 닥치리라. 그것을 속죄할 수 없다. 파멸이 갑자기 올 것이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뿐이다. 다른 이가 없다” — 야훼가 45-46장에서 자신에 대해 한 선언과 정확히 같은 말을 바벨론이 자신에 대해 한다. 이사야의 아이러니다. 바벨론이 신의 말을 도용했다. 그것이 바벨론의 죄다.





점성가들의 무력함

12 “네 많은 주술로 서 있어라. 젊을 때부터 수고해온 네 많은 마법으로. 어쩌면 네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어쩌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지.

13 너는 네 많은 계획에 지쳤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 서 있게 해봐라. 별들을 관찰하는 자들, 매달 새달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자들이 네게 닥칠 일에서 너를 구하게 해봐라.

14 보라,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되었다. 불이 그들을 태울 것이다. 자기 생명을 불의 손에서 건지지 못한다. 그것은 불꽃이 아니다. 불을 쬐는 것도 아니다.

15 이것이 네가 수고한 자들의 모습이다. 젊을 때부터 너와 함께 장사한 자들. 각자 자기 방향으로 흩어진다. 너를 구할 자가 없다.”

이사야서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제국주의의 신학적 해체다.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모든 권력 — ’나뿐이다, 다른 이가 없다’고 외치는 — 에 대한 심판의 원형이다. 계시록 18장이 바벨론 멸망을 다시 그릴 때 이 이미지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다음 장 — 야훼는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사야 48장 — 마지막 호소


이름만 남은 이스라엘

1 “들어라, 야곱 집안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유다의 샘에서 나온 자들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들아. 그러나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2 그들은 거룩한 성읍에서 왔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기댄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3 내가 옛날 일들을 오래전에 선포했다. 내 입에서 나갔고, 내가 알렸다. 갑자기 내가 행하니 이루어졌다.

4 이는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는 완고하다. 네 목이 쇠 힘줄이고, 네 이마가 청동이기 때문이다.

5 그래서 내가 오래전부터 네게 알렸다. 일어나기 전에 네게 들려주었다. 네가 말하지 못하도록. ’내 우상이 이것들을 했다. 내 새긴 형상, 부어 만든 형상이 명령했다’고.”

이스라엘 비판 —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름과 의식만 남고 진실과 공의는 없다는 진단이다. 야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우상 숭배로 빠지는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새 일을 들어라

6 “네가 들었다. 이것을 보아라. 너희가 이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새 일들을 네게 들려준다. 감추어진 것들,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7 이것들이 지금 창조되었다. 오래된 것들이 아니다. 오늘이 있기 전에도 아니다. 너는 그것들을 듣지 못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8 네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그때에도 네 귀가 열리지 않았다.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는 배신자로 배신할 것이고, 태에서부터 반역자라 불렸다.

9 내 이름을 위해 내가 분노를 늦추겠다. 내 영예를 위해 내가 네게 참겠다. 너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10 보라, 내가 너를 정련했으나 은처럼이 아니었다. 내가 너를 환난의 용광로에서 선택했다.

11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내가 이것을 한다. 내 이름이 어떻게 더럽혀지겠느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환난의 용광로” — 이스라엘의 이집트 노예 경험, 그리고 바벨론 포로 경험이다. 정련이 목적이었지만 완전한 은이 나오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야훼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은혜는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야훼의 결정이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12 “들어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는 그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13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다. 내가 그들에게 부르면 다 함께 선다.

14 너희 모두 모여서 들어라. 그들 중에 누가 이것들을 선포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바벨론을 향해 그의 뜻을 행하며, 갈대아인에게 맞설 것이다.

15 나, 내가 말했다. 그를 불렀고, 그를 이끌어왔다.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16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않았다. 일이 일어날 때부터 거기에 내가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그의 영도 함께.

17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네 구원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네 유익을 위해 너를 가르치고, 네가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이끈다.

18 네가 내 명령에 귀 기울였더라면 네 평화가 강물 같았을 것이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멸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벨론을 떠나라

20 “바벨론에서 나오라. 갈대아에서 피하라. 기쁜 소리로 이것을 알리라. 선포하라. 땅 끝까지 내보내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원하셨다 하라.”

21 여호와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다.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을 내셨다. 바위를 쪼개셨고, 물이 흘렀다.

22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 포로기 이스라엘에 대한 구체적 귀환 명령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이후에도 계속 울린다. 계시록 18:4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가 이 말을 직접 인용한다. 바벨론은 지리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권력과 체계의 상징이 되었다.

다음 장 — 두 번째 종의 노래. 이번에는 종 자신이 말한다.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불렸다.”




이사야 49장 — 이방의 빛


종이 말한다

1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2 그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셨다. 그가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추셨다.

3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이스라엘이다. 내가 너로 영광을 나타내리라.’

4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내 힘을 공허함과 허탄함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나의 권리는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상은 내 하나님께 있다.

5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나를 태에서부터 빚으셨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으기 위해 — 이미 내가 여호와의 눈에 영화로우며,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6 그가 말씀하셨다.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네게 너무 가벼운 일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두 번째 종의 노래(49:1-6) — 종이 자신의 소명을 직접 말한다. 종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3절에서는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만, 5-6절에서는 종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는다. 종이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받는다 — 이 역설은 해석의 역사를 오래 만들었다. 신약은 사도행전 13:47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절을 인용하며 이방 선교의 근거로 삼는다.





야훼의 응답

7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 여호와께서 멸시당하는 자에게, 민족이 역겨워하는 자에게, 통치자들의 종에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왕자들이 경배하리라.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때문에. 그가 너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8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지키고 주어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였다. 땅을 일으키고, 황폐한 유업을 나누어주게 하겠다.

9 ’갇힌 자들에게 나오라’고 하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고 하게 하겠다.”





돌아오는 무리

그들이 길을 따라 풀을 뜯으며, 모든 황무지에서도 그들의 목장이 있으리라.

10 그들이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더위도 뙤약볕도 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가 이끌며, 샘물 곁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11 내 모든 산을 길로 만들겠다. 내 대로가 높아질 것이다.

12 보라, 이들이 멀리서 오고, 어떤 이들은 북에서, 어떤 이들은 서에서, 어떤 이들은 시님(Sinim) 땅에서 오리라.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노래로 터뜨려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며, 그의 고난당한 자들을 자비로 대하실 것이다.





어머니가 어떻게 잊겠느냐

14 그러나 시온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15 “여인이 어떻게 젖먹이를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그들이 잊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16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17 네 자녀들이 서둘러 오고, 너를 허무는 자들과 폐허를 만드는 자들이 네게서 나갈 것이다.

18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그들 모두가 모여 네게로 온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그들을 장신구처럼 두르고, 신부처럼 그들을 달 것이다.

19 네 황무지와 쓸쓸한 곳들, 무너진 땅들이 이제 너무 좁아서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다.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있으리라.

20 네 잃어버린 자녀들이 네 귀에 다시 말할 것이다. ‘이 장소가 내게는 너무 좁다. 내가 살 곳을 만들어달라.’

21 그때 네가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다. ‘누가 나를 위해 이들을 낳았느냐? 나는 자녀를 잃고, 아이 없고, 추방당하고 떠도는 자였는데 이들을 누가 키웠느냐? 나는 홀로 남겨졌는데 이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왕들이 네 자녀를 데려오리라

22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민족들에게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아들들을 팔에 안고 오며,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23 왕들이 네 양아버지가 되고, 그 왕비들이 네 유모가 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먼지를 핥으리라. 그러면 네가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24 용사에게서 빼앗은 것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이긴 자의 포로가 풀려날 수 있겠느냐?

25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기게 하고, 이긴 자의 포로도 구하여내겠다. 너와 다투는 자와 내가 다투겠다. 너의 자녀들을 내가 구하겠다.

26 너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겠다. 자기 피를 술처럼 마시게 하겠다. 온 육체가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네 구원자며, 야곱의 전능자가 네 구원자임을.”

49장은 종의 노래와 시온의 위로가 교차한다. 시온의 탄식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에 대한 응답이 이 장 전체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 히브리어 ’하캬크(חָקַק)’는 새기다, 파다, 법령을 쓰다는 뜻이다. 돌에 새기듯 시온이 야훼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말한다. 포로기의 신앙이 붙잡은 이미지다.

다음 장 — 세 번째 종의 노래. 이번에는 종이 배움을 말한다. 매를 맞으면서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이사야 50장 — 얼굴을 돌리지 않은 자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어느 채권자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허물로 인해 너희 어머니가 내보내졌다.

2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내가 불렀을 때 왜 대답하는 자가 없었느냐? 내 손이 정말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게 건져낼 힘이 없느냐? 보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른다. 강들을 광야로 만든다. 물이 없어 물고기가 죽어 썩고, 목이 말라 죽는다.

3 내가 하늘을 어둠으로 입히며, 굵은 베로 그 덮개를 만든다.”

이혼 증서 — 신명기 24:1-4에 규정된 이혼 절차를 가리킨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이혼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포로로 간 것은 야훼의 추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다. 두 가지를 구별한다.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종의 노래

4 주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 지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지 알게 하셨다. 그는 아침마다 나를 깨우신다. 학생처럼 귀를 열어 듣게 하신다.

5 주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셨다. 나는 거역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6 나는 나를 치는 자들에게 등을 내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맡겼다. 모욕과 침 뱉음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안다.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있다. 나와 다투는 자가 누구냐? 함께 서 보자. 나의 대적자가 누구냐? 내게 가까이 오게 해라.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 모두 옷처럼 낡을 것이다.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세 번째 종의 노래(50:4-9) — 종이 받은 고난을 직접 묘사한다. 등을 치는 자, 수염을 뽑는 자, 침 뱉는 자. 이 이미지들은 신약의 수난 기사에서 다시 나타난다(마태 26:67-68, 27:26). 이사야가 쓴 것인지, 이사야가 본 것인지 — 해석자들은 오래 논쟁했다. 유대교 해석은 종을 이스라엘로 보았다. 기독교 해석은 예수에게 적용했다.





어둠 속에서 믿음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냐? 어둠 속을 걷는 자, 빛이 없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자기 하나님에게 의지하게 하라.

11 보라, 불을 피우고 불꽃 화살로 자신을 무장하는 너희 모두여. 너희 스스로 피운 불속으로, 너희 불꽃 가운데로 가라. 내 손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슬픔 속에 누울 것이다.

빛과 어둠의 역전 — 빛이 없어도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있다. 반대로 스스로 불을 피워 길을 만드는 자가 있다. 10절의 자는 어둠 속에서 기다린다. 11절의 자는 자기 빛을 만든다. 이사야는 두 번째 방식의 위험을 경고한다. 자기 확실성에 의지할 때, 그 불이 마침내 자신을 태운다.

다음 장 — 시온에게 위로가 시작된다. “의를 좇는 너희여, 들어라.”




이사야 51장 — 깨어라, 시온아


아브라함의 반석을 보아라

1 “의를 좇는 너희여, 들어라. 여호와를 찾는 너희여. 너희를 쪼아낸 반석을 보아라. 너희를 파낸 우물의 구멍을 보아라.

2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아라. 너희를 낳은 사라를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번성하게 했다.

3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며, 그 모든 황무지를 위로하시리라.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들며,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리라.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감사와 노래 소리가 있으리라.

4 “내 백성아, 내게 주의하라. 내 민족아, 내게 귀 기울여라. 율법이 내게서 나오며, 내 공의를 백성의 빛으로 세우리라.

5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왔다.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기다리며, 내 팔을 소망하리라.

6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아래 땅을 보아라.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이 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그 위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처럼 죽겠지만,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의는 폐하지 않으리라.”

“반석”과 “우물의 구멍” —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는 시적 은유다. 이스라엘은 한 명의 노인, 아이 낳기를 포기한 여인에게서 시작되었다. 그 출발점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무에서 시작한 역사를 기억할 때, 현재의 황폐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합을 찌른 팔

7 “의를 아는 자들아, 들어라. 내 율법을 마음에 둔 백성아.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모욕에 무너지지 마라.

8 그들은 옷처럼 좀이 먹을 것이다. 양털처럼 벌레가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는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대대에 이르리라.”

9 일어나라, 일어나라. 힘을 입어라, 여호와의 팔이여. 옛날처럼, 태초의 세대처럼 일어나라. 라합(Rahab)을 찌르고, 용(Dragon)을 찌른 것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10 바다를 말리고, 큰 깊음의 물을 말린 것이 당신이 아니십니까? 건너게 하려고 바다 깊은 곳을 길로 만드신 것이.

11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며,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라.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라합 — 여기서의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아니다. 이집트를 가리키는 신화적 이름이다. 혼돈의 바다 괴물 라합은 이집트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쓰였다(시편 87:4, 89:10).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사건이 원초적 혼돈을 제압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두 배로 마셨다

12 “나, 내가 너를 위로하는 자다. 네가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되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하늘을 펼치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을? 억압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항상 떨겠느냐? 억압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 묶인 자가 곧 풀려나리라. 그가 구덩이에서 죽지 않고, 그의 빵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15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바다를 흔들어 물결이 소리치게 하는 자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늘로 너를 가렸다.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기 위해. 시온에 ’너는 내 백성이다’고 말하기 위해.”

17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이여. 여호와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다.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바닥을 비웠다.

18 그가 낳은 모든 아들들 중에 그를 인도하는 자가 없고, 그가 기른 모든 아들들 중에 그의 손을 잡는 자가 없었다.

19 두 가지 재앙이 네게 왔다.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할 것이냐? 파멸과 멸망, 기근과 칼. 누가 너를 위로하리라?

20 네 아들들이 기절하여 모든 길 모퉁이에 쓰러졌다.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여호와의 진노로 가득 찼다. 네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았다.

21 그러므로 이것을 들어라, 고난당한 자여. 포도주가 아닌 것에 취한 자여.

22 네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네 하나님, 자기 백성의 변호인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비틀거리게 하는 잔을 네 손에서 빼앗겠다. 내 진노의 큰 잔.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

23 내가 그것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놓겠다. 네 영혼에 ’엎드리라, 우리가 밟고 지나가리라’고 한 자들에게. 네가 등을 땅같이, 길같이 지나다니는 자들에게 만들었다.”

진노의 잔 — 구약의 반복되는 이미지다. 신의 심판을 잔에 담긴 술로 표현한다. 예레미야 25:15-28에서도 같은 이미지가 열국 심판의 언어로 쓰인다. 이 잔이 이스라엘에서 억압자들의 손으로 옮겨간다. 심판의 방향이 역전된다.

다음 장 — 포로로 끌려갔던 시온이 다시 이름을 얻는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하는 구절이 이 장 안에 있다.




이사야 52장 —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


일어나라

1 깨어라, 깨어라. 힘을 입어라, 시온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 들어오지 않으리라.

2 먼지를 털어버려라. 일어나라, 예루살렘이여. 앉아 있어라. 포로 된 딸 시온이여, 목의 결박을 스스로 풀어라.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값없이 구속될 것이다.

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후에 앗시리아가 까닭 없이 그들을 억압했다.

5 이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백성이 까닭 없이 끌려갔다.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울부짖으며, 내 이름이 종일 모독당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6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되리라. 그 날에 그들이 알게 되리라. 이것을 말하는 자가 나임을. 보라, 내가 여기 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 산 위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선포하고, 시온을 향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8 네 파수꾼들이 목소리를 높인다. 함께 노래 부른다. 그들이 눈으로 보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9 예루살렘의 황무지들아, 함께 노래 터뜨려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다.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10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팔을 모든 민족 앞에서 드러내셨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11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부정한 것에 손대지 마라. 그 가운데서 나오라. 여호와의 기구를 옮기는 자들아, 정결하게 되어라.

12 그러나 너희는 서둘러 나오지 않을 것이며, 도망자처럼 가지 않으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를 지켜주시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 히브리어 원문은 “산 위의 발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다. 바울이 로마서 10:15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 이사야의 바벨론 귀환 메시지가 신약에서 복음 전파의 언어가 된다. 고대의 전령이 산 위에서 소리쳐 소식을 전하는 이미지다.





고난받는 종의 예고

1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라. 높이 들리고, 존귀해지며, 매우 높아지리라.

14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놀랐다.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심하게 훼손되고, 그의 형체가 사람의 아들들보다 심하게.

15 그가 많은 민족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52:13-15는 53장의 서두다. 네 번째 종의 노래는 52:13에서 시작하여 53:12에서 끝난다. 이 서두는 결말을 먼저 보여준다. 종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높아질 것이다. 두 극단이 한 문장 안에 있다.

다음 장 — 이사야서의 심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본문.




이사야 53장 — 찔린 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1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2 그가 주 앞에서 자라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이 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3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다. 슬픔의 사람, 고통을 익히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는 자 같아서 멸시를 받았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53장 — 구약에서 신약이 가장 많이 인용한 본문이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위에서 이 본문을 읽고 있었고, 빌립이 달려가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고 묻는다. 내시가 묻는다. “이것이 선지자 자신에 대한 것이냐, 다른 누군가에 대한 것이냐.” 이 질문은 2500년이 지나도록 이어져왔다. 유대교 전통은 종을 이스라엘 민족 자체로 해석한다 — 열방 가운데 고난받는 이스라엘. 기독교 전통은 예수에게 직접 적용한다.





우리 죄 때문에

4 그러나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했다. 우리는 생각했다.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5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 위에 있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6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었다. 각자 자기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찔린 것은 우리의 죄 때문” — 히브리어 ’할랄(חָלַל)’은 꿰뚫다, 찌르다는 뜻이다. 5절의 평행 구조: “우리의 죄 때문 — 우리의 죄악 때문 — 우리의 평화를 위해 —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네 번 ’우리’가 나온다. 5절은 고통의 원인과 방향을 한꺼번에 진술한다.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24가 이 구절을 예수의 십자가에 적용한다.





도살장으로 가는 양

7 그가 괴롭힘을 당했고, 그가 고통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8 그가 억압과 심판으로 끌려갔다.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겠느냐.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을. 내 백성의 죄 때문에 그가 맞았다는 것을.

9 그가 악인들과 함께 무덤을 받았고,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속임이 없었는데.

“그 세대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겠느냐” — 히브리어 원문은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다. 새번역은 “그가 살아 있는 사람의 세계에서 끊어졌다”로 읽는다. 고난받는 자의 고독이 핵심이다. 아무도 그를 위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뜻

10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 그가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의 영혼이 속죄제물을 드리게 하면, 그가 자손을 볼 것이고,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이 그의 손에서 형통하리라.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겠다. 그들의 죄악을 그가 짊어지겠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큰 자들과 함께 분깃을 주며,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물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사망에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범죄자들과 함께 세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들을 위해 중재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절 — “범죄자들을 위해 중재하였다”는 히브리어 ’야프기아(יַפְגִּיעַ)’다. ’달려가 중재하다, 간청하다’는 뜻이다. 누가복음 23:34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와 맞닿는 장면이다.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의 마지막 행위가 가해자들을 위한 중재라고 말한다.

53장의 울림 — 이 장은 성경 본문 중 가장 많이 설교되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논쟁된 본문 중 하나다. 기원전 8세기에 씌어진 것이 사해 두루마리로 발견되었다. 기원전 100년경의 것이다.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이 본문이 존재했다는 물증이 있다. 우연인지, 예언인지 — 그것은 읽는 자가 결정한다.

다음 장 —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의 노래. 자녀 없는 자에게 더 많은 자녀가 생긴다.




이사야 54장 — 잉태 못 한 자여, 노래하라


천막을 넓혀라

1 “노래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산고를 겪어본 적 없는 자여, 노래 터뜨려라. 버림받은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2 “네 천막의 장소를 넓혀라. 네 처소의 커튼을 길게 펼쳐라. 아끼지 마라. 네 줄을 길게 하고, 네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3 너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퍼져나가리라. 네 자손이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이 살리라.

4 두려워하지 마라.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놀라지 마라. 치욕을 받지 않으리라. 네 젊을 때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과부 때의 모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5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네 구원자다.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신다.”

잉태 못 한 여인 — 사라, 라헬, 한나 —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기적으로 자녀를 얻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연상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파괴된 예루살렘, 포로기의 시온을 가리킨다. 갈라디아서 4:27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며 ‘자유의 예루살렘’, 곧 교회에 적용한다.





산이 옮겨져도

6 “버림받은 것처럼 마음이 슬픈 여인처럼, 젊었을 때 시집온 아내처럼 여호와가 너를 불렀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7 “잠깐 동안 내가 너를 버렸지만,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으겠다.

8 분노가 넘쳐서 잠깐 내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지만, 영원한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자비롭게 대하겠다.” 네 구원자 여호와의 말씀이다.

9 “이것이 내게는 노아의 물과 같다. 내가 맹세했다. 노아의 물이 더 이상 땅을 덮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했다. 다시는 너에게 화를 내거나 너를 꾸짖지 않겠다고.

10 산들이 물러나고 언덕들이 움직일지라도, 내 인자함은 네게서 물러나지 않겠다. 내 평화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겠다.” 너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산이 물러나고 언덕이 움직일지라도” — 히브리 시에서 가장 장엄한 맹세의 형식이다.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그 조건이 성립해도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0절은 ‘헤세드(חֶסֶד)’ — 인자함, 언약적 사랑 — 의 불변을 선언한다.





사파이어로 기초를 놓겠다

11 “폭풍 속에 있는 가련한 자여. 위로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너의 돌들을 아름다운 색으로 놓겠다. 네 기초를 사파이어로 쌓겠다.

12 내가 홍보석으로 네 흉벽을 만들고, 루비 문들과 보석으로 너의 경계를 만들겠다.

13 네 자녀들이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네 자녀들의 평화가 크리라.

14 의로 견고히 세워지리라. 압제에서 멀리,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공포에서도 멀리,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15 보라, 그들이 모이더라도 내 명령이 아니니, 누구든지 너를 공격하는 자는 네게 패하리라.

16 보라,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했다. 숯 불을 부채질하며 자기 일에 쓸 도구를 만드는 자. 나는 파멸하는 자를 창조했다.

17 너를 해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네 것으로 판결하는 어떤 혀도 정죄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유업이다. 내게서 오는 그들의 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자녀들이 모두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 요한복음 6:45에서 예수가 이 구절을 인용한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었다”는 말 다음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한다.

다음 장 — 목마른 모든 자에게 오라고 부른다. 구원의 초청이다.




이사야 55장 — 오라, 목마른 자들아


값 없이 오라

1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오라. 돈 없는 자여, 와서 사고 먹어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어찌하여 양식도 아닌 것에 돈을 쓰느냐?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에 수고를 쏟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좋은 것을 먹어라. 기름진 것으로 네 영혼을 기쁘게 하여라.

3 귀를 기울여 내게로 오라. 들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다윗에게 베푼 변함없는 인자함을.

4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에게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도자로, 명령자로 세웠다.

5 보라, 네가 알지 못한 민족들을 부를 것이다. 너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네게로 달려오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때문에.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값 없이 와서 사라” — 논리의 역설이다. 사는(買) 행위에 값이 없다. 이 역설이 핵심이다. 양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는 자에게 주어진다. 계시록 22:17이 이 본문을 인용하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한다. 복음의 무상성 — 살 수 없지만 거저 받을 수 있는 것의 이미지가 여기 있다.





높은 하늘처럼 높은 생각

6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7 악인은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풍성히 용서하실 것이다.

8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10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씨를 내고 싹을 내고 뿌리는 자에게는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듯이,

11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되겠다. 내게로 공허히 돌아오지 않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보낸 것에서 형통하리라.”

8-11절 — 야훼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는 선언과, 말씀의 효력에 대한 보증이 한 단락에 묶여 있다. 빗물의 이미지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 신의 말씀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비가 반드시 열매를 맺듯,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쁨으로 나가며

12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고, 평화로 인도받으리라.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며, 들의 나무들이 모두 손뼉을 치리라.

13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나오고, 찔레나무 대신 화석류나무가 나오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기념이 되고, 영원한 표적, 없어지지 않으리라.”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리라” — 시편 98:8 “강들이 박수치게 하며”와 같은 언어다. 이사야의 종말적 귀환 환상에서 자연이 함께 반응한다. 새 창조의 징표로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가 생겨나는 이미지가 등장한다. 황폐하고 가시 돋은 땅이 새 숲이 되는 것.

다음 장 — 이방인을 위한 집이 열린다. 성전에서 배제되던 자들에게 새 공간이 주어진다.




이사야 56장 — 이방인에게도 집을


공의를 지켜라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공의를 지켜라. 정의를 행하라. 내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내 의가 나타나려 한다.

2 이것을 하는 사람, 이것을 굳게 잡는 사람의 아들은 복되다.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자, 어떤 악도 행하지 않도록 자기 손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3 외국인이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말하지 않게 하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그의 백성에게서 구별하시리라.” 고자도 말하지 않게 하라. “나는 마른 나무다.”

제3이사야(56-66장) — 학자들이 ’트리토 이사야(Trito-Isaiah)’라고 부르는 단락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후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귀환 공동체가 누구를 포함하고 누구를 배제할지를 놓고 갈등하던 시기다. 56장은 배제의 논리를 직접 비판한다. 외국인, 고자 — 율법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웠던 자들이다.





외국인과 고자에게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5 내 집 안에서, 내 담 안에서 아들들과 딸들보다 더 좋은 기념과 이름을 주겠다.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6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으며, 내 언약을 굳게 잡는 외국인들을

7 내가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의 집에서 기뻐하게 하겠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내 제단 위에서 열납될 것이다. 내 집이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이미 모인 자 외에 다른 자들도 그에게 모으겠다.”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 — 예수가 성전을 깨끗이 하실 때 인용한 구절이다(마태 21:13, 마가 11:17, 누가 19:46). 예수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인용하고 “강도의 굴”이라고 대비시킨다. 56장은 성전의 보편적 개방을 선언하고, 예수는 그 본문으로 성전의 배타성과 상업화를 비판한다.





눈먼 파수꾼들

9 들판의 모든 짐승들아, 오라. 숲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10 그의 파수꾼들이 눈이 멀었다. 다 무지하다. 그들 모두 벙어리 개들이다. 짖지 못한다. 드러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11 욕심이 많고 채울 줄 모르는 개들이다. 그들은 목자들이다. 분별력이 없다. 다 자기 길로 갔다. 각자 이익을 향해, 자기 자리에서.

12 “오라, 포도주를 가져오겠다. 독한 술을 채우겠다. 오늘처럼 내일도, 또 더 심하게.”

파수꾼 비판 — 이사야서 안에서 지도자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56장의 비판은 특별히 귀환 공동체 지도자들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지 않는 파수꾼, 짖지 않는 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자. 공동체가 새로 시작하면서도 같은 병폐가 반복된다.

다음 장 — 진짜 의인들과 거짓 경건을 대비한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한다.




이사야 57장 — 높고 거룩한 곳과 낮고 부서진 곳


의인이 사라져도

1 의인이 사라져도 깨닫는 자가 없다. 경건한 자들이 거두어져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의인이 재앙을 피해 거두어진다.

2 그는 평화로 들어간다. 자기 바른 길을 간 자들이 쉬게 된다.

3 “그러나 너희 마녀의 자녀들, 가까이 오라. 간음하는 자와 창기의 씨여.

4 너희가 누구를 즐겁게 하느냐? 누구에게 입을 벌리고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반역의 자녀, 거짓의 씨앗이 아니냐?

5 큰 나무들 아래서,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들 앞에서 음욕을 품는 자들, 골짜기의 시냇가에서, 바위들 틈새에서 어린 아이들을 도살하는 자들.

6 골짜기의 매끄러운 돌들이 네 몫이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네 제비다. 그것들에게 전제를 부어라. 예물을 올려라.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겠느냐?

7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대를 펼쳐놓았다. 거기 올라가 희생을 드렸다.

8 문 뒤와 문설주 뒤에 네 기념물을 두었다. 나를 떠나서 네 침대를 열고, 올라가 넓혔다. 그들에게 그들의 장소를 사랑한다. 그들의 손을 보았다.

9 기름으로 왕에게 나아갔다. 많은 향수를 썼다. 네 사자를 멀리 보냈다. 스올까지 낮추었다.”

57장의 우상 숭배 묘사 — 귀환 이후에도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다는 증거다. ‘큰 나무 아래’, ‘매끄러운 돌에 전제를 부어’ — 가나안 산당 제의의 잔재다. 어린 아이를 도살하는 몰렉 제의는 기원전 7세기부터 예레미야가 비판했던 것이다. 이사야 56-66장이 귀환 공동체의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





너는 지쳐있지 않다

10 “네 긴 여정에 지쳤지만 ’소용없다’고 하지 않았다. 네 손의 힘을 얻었으므로 힘을 잃지 않았다.

11 누구를 두려워하며 걱정했느냐? 네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12 내가 네 의를 선포하겠다. 그러나 네 행위들이 네게 유익하지 않으리라.

13 네가 부를 때 모은 것들이 너를 구하게 해봐라. 그것들을 바람이 모두 날려버리리라. 허탄한 것이 그것들을 가져가리라. 그러나 내게 피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내 거룩한 산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높고 거룩한 곳, 낮고 부서진 곳

14 “쌓아라, 쌓아라. 길을 준비하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라.”

15 높고 높이 계시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며, 또한 부서진 자와 낮은 영을 가진 자와 함께 산다. 낮은 영을 가진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부서진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

16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언제까지나 분노하지 않겠다. 내게서 나온 영과 내가 만든 호흡이 쇠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7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내가 분노하여 그를 쳤다. 내 얼굴을 숨기고 진노했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는 마음의 길로 계속 갔다.

18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 그러나 내가 그를 고치겠다. 그를 인도하겠다. 그에게 위로를 다시 주겠다. 그를 위해 애통하는 자들에게.

19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멀리 있는 자에게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나 평화, 평화. 내가 그를 고치리라.”

20 그러나 악인들은 광풍에 흔들리는 바다와 같다. 쉴 수 없고, 그 물이 진창과 진흙을 던져낸다.

21 “악인에게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15절이 이 장의 핵심이다. 두 주소가 동시에 제시된다. “높고 거룩한 곳” — 야훼의 초월성. “부서진 자와 낮은 영을 가진 자와 함께” — 야훼의 내재성. 높은 곳의 신이 동시에 낮은 곳에 있다. 이 역설이 성경 신학의 독특함이다. 아무도 모든 것 위에 있는 신이 동시에 부서진 사람 옆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다음 장 —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묻는다. 의식보다 정의가 먼저다.




이사야 58장 — 참 금식


왜 우리의 금식을 보지 않으십니까

1 “목청껏 외쳐라. 아끼지 마라.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라. 야곱 집안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려라.

2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는다. 내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 마치 의를 행하고 자기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지 않은 민족처럼. 그들은 내게 의로운 심판을 묻는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즐거워한다.

3 ‘우리가 금식했는데, 왜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혼을 괴롭게 했는데, 왜 모르시나요?’”

“보라, 네 금식하는 날에 너는 자기 일을 찾으며, 모든 일꾼을 혹독하게 부렸다.

4 보라, 너희가 다툼과 분쟁을 위해 금식하며, 악한 주먹으로 쳤다. 지금 금식하는 것은 위에서 네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다.

5 내가 선택하는 금식이 이런 것이냐? 사람이 영혼을 괴롭히는 날? 갈대처럼 머리를 숙이는 것? 굵은 베와 재를 깔고 앉는 것? 이것을 네가 금식이라, 여호와께 열납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선택하는 금식

6 내가 선택하는 금식이 이것이 아니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묶음을 끄르는 것, 눌린 자를 자유롭게 보내는 것, 모든 멍에를 꺾는 것.

7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떼어 주는 것, 가련한 떠도는 자를 집에 들이는 것, 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 자기 육체인 자를 피하지 않는 것.

8 그러면 네 빛이 새벽처럼 터져 나오고, 네 치료가 속히 나타나리라. 네 의가 네 앞에 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를 지키리라.

9 그때 네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내가 여기 있다’고 하시리라.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나고

“네 가운데서 멍에를 제거하고, 손가락질과 불의한 말을 제거하면,

10 굶주린 자에게 네 영혼을 쏟아내고, 고통당한 자의 영혼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네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나리라. 네 어둠이 낮처럼 밝아지리라.

11 여호와께서 항상 너를 이끄시고, 가뭄에도 네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네 뼈들을 강건하게 하시리라. 너는 물 댄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겠다.

12 네 자손들이 오래된 황무지를 다시 세우리라. 많은 세대의 터를 다시 쌓으리라. 너는 갈라진 곳을 수선하는 자, 거주지를 위해 길을 회복하는 자라 불리리라.

13 네 발이 안식일에 자기 쾌락을 행하지 않고, 내 거룩한 날에 안식일을 즐거움이라,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 부르면, 자기 길을 행하지 않고, 자기 즐거움을 찾지 않으며,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면.

14 그러면 여호와 안에서 네가 즐거움을 얻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 위에 올라타게 하며, 네 아버지 야곱의 유업을 먹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58:6-7 — 마틴 루서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가 설교에서 자주 인용한 본문이다. 해방신학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다. 이사야가 비판하는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다. 금식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행위, 의식은 지키면서 정의는 저버리는 행위다. 야훼의 관심은 의식 준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변화다. 미가 6:8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와 같은 주제다.

다음 장 — 죄의 목록과 회복의 약속. 왜 구원이 멀게 느껴지는지.




이사야 59장 — 죄와 중재


팔이 짧지 않다

1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귀가 무거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겨서 듣지 않게 하신 것이다.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더럽혀졌고,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빠졌기 때문이다.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가 불의를 중얼거리기 때문이다.

4 의로써 고소하는 자가 없고, 진실로 논쟁하는 자가 없다. 그들은 허무함을 믿고 거짓을 말한다. 재앙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는다.

5 그들이 독사의 알을 부화시킨다. 거미줄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자는 죽는다. 그것이 깨지면 독사가 나온다.

6 그들의 거미줄은 옷이 될 수 없다.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몸을 가릴 수 없다. 그들의 행위가 죄악의 행위다. 그들의 손에 폭력 행위가 있다.

7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려고 서두른다. 그들의 생각이 죄악의 생각이다.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 위에 있다.

8 그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걸음에는 심판이 없다. 그들이 자기 길을 비뚤게 만들었다. 거기서 걷는 자는 아무도 평화를 알지 못한다.

바울이 로마서 3:10-18에서 이 단락을 인용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죄 아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사야의 이스라엘 비판이 보편적 인간 조건의 진단으로 읽힌다.





우리의 고백

9 그러므로 심판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빛을 기다리지만, 보라, 어둠이 온다. 밝음을 기다리지만 어두운 것 속에서 걷는다.

10 우리가 소경처럼 담을 더듬는다. 눈 없는 자처럼 더듬는다. 우리는 정오에도 황혼처럼 걸려 넘어지고, 기력이 있는 자 중에서도 죽은 자처럼 있다.

11 우리가 곰처럼 다 울부짖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운다. 우리는 공의를 기다리나, 없다. 구원을 기다리나, 우리에게서 멀다.

12 우리의 죄가 주 앞에 많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답한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안다.

13 배반하고 거짓말했다. 여호와께 반역했다. 압박을 말하고 반역을 일으켰다. 마음에서 거짓말을 생각하고 내뱉었다.

14 심판이 뒤로 물러났다. 의가 멀리 섰다. 진실이 길에서 쓰러졌다. 정직이 들어올 수 없었다.

15 진실이 없어졌다. 악에서 떠나는 자가 약탈당한다.”





야훼가 직접 나선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셨다. 그의 눈에 심판이 없음이.

16 그가 중재하는 사람이 없음을 보셨다. 그것이 그를 놀라게 했다. 중보자가 없음을 보셨다. 그러므로 그의 팔이 그를 위해 구원하였다. 그의 의가 그를 붙들었다.

17 그가 의를 흉갑처럼 입으셨다.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보복의 옷을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처럼 두르셨다.

18 행위에 따라, 섬들에도 갚으시리라. 분노를 원수들에게, 보응을 대적들에게.

19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라. 강이 좁은 곳으로 밀려오듯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신다.

20 “구원자가 시온에 오시고, 야곱에서 죄를 돌이킨 자들에게 오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21 “내가 그들과 맺는 언약이 이것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네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네 입에 넣은 내 말들이 네 입에서, 네 자손의 입에서, 네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구원자가 스스로 무장하는 이미지 — 에베소서 6:13-17 “하나님의 전신 갑주”의 근거 구절이다. 바울이 이 이미지를 빌려 신자의 영적 무장을 묘사한다. 이사야에서는 야훼 자신이 갑주를 입는다. 중보자가 없을 때 야훼가 직접 나선다는 뜻이다.

다음 장 — 시온의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 위에 빛이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왔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 위에 뜨시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3 민족들이 네 빛으로 오고, 왕들이 네 비추는 밝음으로 오리라.

4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 오리라. 네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네 딸들이 옆에서 길러지며 오리라.

5 그때 네가 보고 빛이 나며, 네 마음이 두근거리고 넓어지리라.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민족들의 재물이 네게 오리라.

60:1-3 — 동방박사 이야기의 배경 본문이다. 마태복음 2장에서 별을 따라오는 동방박사들의 장면에 이 구절들이 울리고 있다. 왕들이 빛을 향해 오는 이미지, 그 빛이 한 장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복음서는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하지 않지만, 그 장면 안에 이 본문이 들어와 있다.





낙타 떼와 시바의 금

6 낙타 떼가 네 땅을 덮으리라. 미디안(Midian)과 에파(Ephah)의 어린 낙타들. 그들 모두 스바(Sheba)에서 오리라.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며, 여호와의 찬양을 선포하리라.

7 게달(Kedar)의 양 떼가 다 네게 모이고, 느바욧(Nebaioth)의 숫양들이 너를 섬기리라. 내 제단에 열납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 구름처럼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비둘기 집으로 날아오는 비둘기 같은 자들이.

9 섬들이 나를 기다리고, 다시스(Tarshish)의 배들이 앞서 오리라. 네 아들들을 멀리서 데려오며, 그들의 은과 금을 함께 가져오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위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낯선 자들이 세우리라

10 외국인들이 네 성벽을 세우리라.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라. 내가 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은혜를 베풀어 너를 자비롭게 대하겠다.

11 네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낮에도 밤에도 닫히지 않으리라. 민족들의 재물을 그들이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도 이끌려 오리라.

12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라. 그 민족들이 완전히 황폐해지리라.

13 레바논의 영광이 네게 올 것이다. 잣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내 발판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14 너를 억압하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오리라.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다 네 발 아래 엎드리리라. 그들이 너를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버림받은 자가 영원한 자랑이 되고

15 “네가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아무도 지나지 않던 자였지만, 내가 너를 영원한 자랑으로, 대대의 기쁨으로 만들겠다.

16 너는 민족들의 젖을 빨고, 왕들의 젖가슴을 빨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 네 구원자임을 알게 되리라. 야곱의 전능자가 네 구속자임을.

17 동 대신 금을 가져오고,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동을 가져오고, 돌 대신 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평화를 네 지배자로, 의를 네 감독자로 만들겠다.

18 폭력이 네 땅에서 다시 들리지 않고, 황폐와 파멸이 네 경계 안에 없으리라. 너는 구원을 네 성벽이라, 찬양을 네 문이라 부르리라.

19 낮에 해가 더 이상 네 빛이 되지 않겠고, 달의 빛이 네게 비추지 않겠다.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20 네 해가 다시 지지 않고, 네 달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네 슬픔의 날이 끝나리라.

21 네 백성이 모두 의로울 것이다. 그들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심은 싹, 내 손의 일,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22 가장 작은 자가 천 명이 되겠고, 가장 적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것을 속히 이루겠다.”

계시록 21:23-25가 이 장의 이미지를 직접 끌어온다. “그 성읍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기 때문이다.” 성문이 낮에도 닫히지 않는 이미지도 같다. 이사야 60장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환상의 토대다.

다음 장 —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가 나사렛 회당에서 펼쳐 읽은 본문.




이사야 61장 — 주의 영이 내게


기름 부음 받은 소명

1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마음이 부서진 자를 고치려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2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려고.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려고.

3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재 대신 머리 장식을 주려고. 슬픔의 기름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겉옷을.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의 손으로 심은 나무라 불리리라. 그가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누가복음 4:16-21 — 예수가 나사렛 회당에서 이 두루마리를 펼쳐 이 본문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이사야 61장이 예수의 자기 선언의 근거 본문이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 —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정의된다.





새로 세울 것이다

4 그들이 오래된 황무지를 세우고, 전 시대의 폐허를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들, 대대로 황폐해진 곳들을 수리하리라.

5 낯선 자들이 일어나 너희 양 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이 너희 농부, 포도원 관리인이 되리라.

6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리리라.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불리리라. 너희가 민족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안에서 자랑하리라.

7 너희의 수치 대신 두 배를 받고, 모욕 대신 자기 몫에서 즐거워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두 배를 차지하리라.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8 “나 여호와가 공의를 사랑한다. 강탈과 죄악을 미워한다. 내가 그들에게 신실하게 보응하겠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9 그들의 자손이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라. 그들을 보는 모든 자가 알리라. 그들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임을.”





기쁨의 노래

10 나는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리라. 내 영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두르셨다. 신랑이 자기를 장식하듯, 신부가 장신구로 꾸미듯.

11 땅이 싹을 내고, 동산이 거기에 심은 것들을 자라게 하듯, 주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 앞에서 의와 찬양을 솟아나게 하시리라.

“재 대신 머리 장식” — 히브리어 유희다. 재는 ‘에페르(אֵפֶר)’, 머리 장식은 ‘페에르(פְּאֵר)’. 소리가 거의 같다. 재(슬픔의 상징)와 장식(기쁨의 상징)의 교환이 음운론적으로 강조된다. 이런 언어 유희가 히브리 시 전반에 있다.

다음 장 — 시온이 새 이름을 받는다. “버려진 자”가 “나의 기쁨”이 된다.




이사야 62장 — 새 이름


침묵하지 않겠다

1 시온을 위해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위해 나는 조용히 있지 않겠다. 그 의가 밝음처럼 나타나고, 그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2 민족들이 네 의를 볼 것이다. 모든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명명할 새 이름으로 네가 불리리라.

3 너는 여호와의 손 안에서 영광스러운 왕관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왕족의 관이 될 것이다.

4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네 땅을 ’황폐’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나의 기쁨’이라 불리겠고, 네 땅은 ’결혼한 자’라 불리겠다. 여호와가 너를 기뻐하시고, 네 땅이 결혼하게 되기 때문이다.

5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 네 자손들이 너와 결혼하리라. 신랑이 신부 때문에 기뻐하듯,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히브리어 이름들 — “버림받은 자(아주바 עֲזוּבָה)”와 “나의 기쁨(헵시바 חֶפְצִי-בָהּ)”, “황폐(슈마마 שְׁמָמָה)”와 “결혼한 자(브울라 בְּעוּלָה)”. 이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다. 히브리 사고에서 이름은 본질이다. 새 이름은 새 정체성이다.





파수꾼들아, 쉬지 마라

6 예루살렘아, 나는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종일 종야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쉬지 마라.

7 그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그것을 땅에서 찬양받게 하실 때까지 그에게 쉬시게 하지 마라.

8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을, 그의 능하신 팔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않겠다. 이방인의 아들들이 네가 수고하여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9 그러나 모은 자들이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포도주를 거둔 자들이 내 거룩한 뜰 안에서 마시리라.”





돌아오는 백성에게 길을

10 나아가라, 나아가라. 문들을 지나라. 백성을 위해 길을 닦아라. 쌓아라. 쌓아라. 큰 길을 만들어라. 돌을 골라내라. 민족들을 위해 깃발을 세워라.

11 보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셨다. “시온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구원이 오신다. 보라, 그의 보상이 그와 함께 있고, 그의 행위가 그 앞에 있다.”

12 그들은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라 불리리라. 너는 ’구함받은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불리리라.

62장은 침묵을 거부하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선지자가 말한다 — 시온을 위해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 장 전체의 동력이다. 파수꾼에게 쉬지 말라고 한다. 야훼에게도 쉬지 말라고 한다. 중보의 언어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다.

다음 장 — 에돔에서 오는 자, 보스라에서 오는 붉은 옷의 전사. 그리고 모세 시대 이후 야훼의 인자함을 기억하는 기도.




이사야 63장 — 보스라에서 오는 자


붉은 옷의 전사

1 에돔(Edom)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보스라(Bozrah)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자가. 화려한 옷에 큰 힘으로 걷는 자.

“나다. 의를 말하는 자, 구원하기에 강한 자다.”

2 왜 네 옷이 붉으냐? 포도즙 틀을 밟는 자처럼 네 옷이 왜 그러냐?

3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민족들 중에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 나는 분노로 그들을 밟았다. 내 진노로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즙이 내 옷에 뿌려졌다. 내 옷 모두를 더럽혔다.

4 나는 보복의 날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내 구원의 해가 왔기 때문이다.

5 내가 돌아보았으나 돕는 자가 없었다. 나는 놀랐다. 지지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 팔이 나를 위해 구원했다. 내 진노가 나를 붙들었다.

6 내가 분노로 민족들을 밟았다. 내 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즙을 땅에 내려쏟았다.”

포도즙 틀의 이미지 — 계시록 14:19-20과 19:15에서 직접 인용된다. “큰 포도즙 틀을 밟으매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이사야의 야훼 심판 이미지가 계시록의 종말 심판 언어가 된다. 에돔과 보스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원수였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에돔은 보편적 불의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야훼의 인자함을 기억한다

7 내가 여호와의 인자함들을 기억하겠다. 여호와의 찬양할 일들을. 그가 이스라엘 집안에 행하신 모든 것을. 그의 자비와 그의 큰 인자함에 따라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8 그가 말씀하셨다. “그들이 참으로 내 백성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9 그들의 모든 환난 속에서, 그도 환난을 당하셨다. 그의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가 그들을 구속하셨다. 옛날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안고 다니셨다.

10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원수가 되어 직접 그들과 싸우셨다.

“그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 에베소서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의 토대 구절이다. 신약의 성령 개념이 여기 이미 있다. 야훼의 영이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영이 감정을 가진 인격적 존재임을 암시한다.





모세 시대를 기억하게 하소서

11 그때 그의 백성이 모세의 날들을 기억했다. “양 떼의 목자를 물에서 건져내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자기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12 모세의 오른손을 영광스러운 팔로 인도하신 분이.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시어 영원한 이름을 지으신 분이.

13 그들을 깊음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광야에서 말처럼 거의 비틀거리지 않게 하신 분이.

14 계곡 아래로 내려가는 짐승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쉬게 하셨다. 이같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어 자신을 위해 영광스러운 이름을 만드셨다.”





주여, 하늘을 굽어보소서

15 주여, 하늘에서 굽어보소서. 주의 거룩함과 영광의 처소에서 보소서. 주의 열심과 주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많은 자비와 주의 자비로운 마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어렵게 하십니다.

16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 여호와시여,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영원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가 주의 길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위해, 주의 유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18 주의 거룩한 백성이 잠깐 주의 성소를 차지하였더니, 우리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밟았습니다.

19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께서 통치하시지 않은 자들 같이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은 자들 같이 되었습니다.

63장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장면으로 구성된다. 전반부(1-6절)는 에돔을 짓밟는 야훼의 피 묻은 전사 이미지다. 후반부(7-19절)는 야훼의 인자함을 회상하는 공동체 기도다. 심판과 탄원이 한 장 안에 있다. 63장의 마지막 기도가 64장으로 이어진다.

다음 장 — 기도가 절정에 이른다. “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이사야 64장 —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내려오소서

1 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산들이 주 앞에서 떨리게 하소서.

2 불이 나뭇가지를 태우듯, 불이 물을 끓이듯. 주의 이름을 주의 원수들에게 알리소서. 민족들이 주 앞에서 떨리게 하소서.

3 주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 앞에서 흘러내렸습니다.

4 예로부터 주 외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눈으로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2:9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라고 연결한다.





우리 모두 부정하다

5 주께서는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를 만나시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십니다. 보소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범죄했습니다. 오래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6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낙엽처럼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날려 갑니다.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우리 죄악의 힘에 녹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 같다” — 히브리어 ’시멜랏 이딤(שִׂמְלַת עִדִּים)’은 문자적으로 ’생리대 같은 옷’이다. 의식적 부정의 극단적 이미지다.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음을 가장 강한 언어로 표현한다. 종교 개혁의 칭의론이 이 구절에서 깊이 공명한다.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

8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의 일입니다.

9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보소서. 구하옵나니, 우리를 보소서. 우리 모두 주의 백성입니다.

10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가 되었습니다.

11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양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던 모든 것이 황폐가 되었습니다.

**12 여호와여, 이것들에 대해 주께서 자제하시겠습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시겠습니까?

64장의 기도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솔직한 탄원이다. 성전이 타버렸다. 예루살렘이 황폐하다. 기도하는 자들이 없다. 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를 붙든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이십니다.” 거기서 모든 주장을 내려놓는다.

다음 장 — 야훼가 응답하신다. 그러나 응답은 심판과 새 창조가 함께 온다. “새 하늘 새 땅”이 선언된다.




이사야 65장 — 새 하늘 새 땅


찾지 않는 자들에게도 찾아갔다

1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도록 허락하였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2 내가 종일 반역하는 백성에게 손을 뻗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좋지 않은 길로 걷는 자들에게.

3 내 앞에서 항상 내 얼굴을 노하게 하는 백성. 동산에서 희생 드리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자들.

4 무덤에 앉으며, 비밀 장소에서 밤을 새우며, 돼지 고기를 먹고, 불결한 음식이 그들의 그릇에 있는 자들.

5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너보다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 이것이 내 코에서 연기다. 하루 종일 타는 불이다.

6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반드시 갚겠다. 그들의 품에 갚겠다.

7 너희 죄악들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을 함께. 그들이 산에서 분향하고 언덕 위에서 나를 모욕하였다. 내가 그들의 옛 행위를 먼저 그들의 품에 갚겠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 바울이 로마서 10:20에서 이 구절을 인용한다. 야훼가 먼저 이방인을 찾아갔다는 맥락으로 읽는다. 이사야의 이스라엘 비판 본문이 바울에 의해 이방 선교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택한 자를 위해

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 즙이 있을 때, 그것을 버리지 마라. 그 안에 복이 있다 하듯, 내 종들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다 멸하지 않겠다.

9 내가 야곱에서 씨를 낳겠다. 유다에서 내 산들을 상속받을 자를. 내가 선택한 자들이 그것을 상속받겠다. 내 종들이 거기 살겠다.

10 사론이 양 떼의 목장이 되리라. 아골 골짜기가 소 떼의 쉬는 곳이 되리라.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해.

11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는 너희, 내 거룩한 산을 잊는 자들. 운명의 상을 차리고, 운명 신을 위해 혼합 술을 붓는 자들에게.

12 내가 너희를 칼에 넘기겠다. 너희 모두 도살당하리라.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해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눈에 악한 것을 행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종들을 위한 새 노래

13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 종들은 먹겠지만, 너희는 굶주리리라. 내 종들은 마시겠지만, 너희는 목마르리라. 내 종들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수치를 당하리라.

14 내 종들은 마음이 기뻐서 노래하겠지만, 너희는 마음이 아파서 소리치겠고, 영이 상해서 울부짖으리라.

15 너희는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남기겠고,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죽이시겠다. 그러나 그의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

16 그래서 땅에서 자신을 위해 복을 빌려는 자는 진실의 하나님께 복을 빌 것이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실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이전 환난들이 잊혀졌기 때문이다. 내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들이 기억되지 않겠고, 마음에 오르지도 않으리라.

18 그러나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리라.

19 내가 예루살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 백성으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거기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겠다.

20 거기에는 며칠 만에 죽는 어린아이가 없겠고,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하는 늙은이도 없겠다. 백 살에 죽어도 어린아이처럼 여기리라. 죄인은 백 살에 저주를 받으리라.

21 그들이 집을 짓고 살겠고,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먹겠다.

22 그들이 짓고 다른 자가 살지 않겠고, 그들이 심어 다른 자가 먹지 않겠다. 내 백성의 날이 나무의 날 같고, 내가 선택한 자들이 자기 손의 일을 오래 누리겠다.

23 그들이 헛되이 수고하지 않겠고, 재앙으로 낳지 않겠다. 그들이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과 함께하겠다.

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아직 말하는 동안 내가 들을 것이다.

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겠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겠다. 뱀이 흙을 먹겠다. 내 거룩한 산 어디서도 그들이 해하거나 파멸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65:17 “새 하늘 새 땅” — 베드로후서 3:13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의가 있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계시록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 두 구절이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성경의 종말론적 환상의 원천이다.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겠고” — 이사야 11:6-9의 평화 환상(“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이 여기서 다시 울린다. 새 창조의 표지로 피조물 사이의 폭력이 사라진다. 이 환상은 자연 질서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인간 공동체의 평화를 가리킨다.

다음 장 — 마지막 환상.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말이다. 성전이냐, 몸이냐. 그리고 모든 민족이 몰려오는 마지막 장면.




이사야 66장 — 마지막 환상


어떤 집을 지어 나를 담겠느냐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이 내 보좌요, 땅이 내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으려느냐? 내가 쉴 곳이 어디 있느냐?

2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자는 이런 자다. 마음이 가난하고 영이 낮은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사도행전 7:49-50에서 스데반이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성전의 필요성을 반박하는 맥락에서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만든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사야의 이 선언이 스데반의 순교 연설의 핵심 논거가 된다. 66장으로 이사야서가 끝나고, 그 끝으로 스데반의 신학이 시작한다.





형식 없이 드리는 제사

3 “소를 잡는 자는 살인하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자 같고, 곡식 제물을 드리는 자는 돼지 피를 드리는 자 같고, 유향을 피우는 자는 우상을 찬송하는 자 같다. 그들이 자기 길을 선택했고, 그들의 영혼이 자기 역겨운 것들을 즐겼다.

4 나도 그들을 조롱함으로 선택하겠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가져오겠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고, 내가 말해도 듣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눈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5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형제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밀쳐냈다.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우리가 너희 기쁨을 볼 수 있기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시온이 낳는다

6 성읍에서 소리가 들린다. 성전에서 소리가 들린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갚으시는 소리.

7 수고가 오기 전에 그녀가 낳았다. 고통이 그녀에게 오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8 이런 것을 들어본 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본 자가 누구냐? 하루에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느냐? 한 번에 민족이 태어날 수 있느냐? 시온이 수고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다.

9 “내가 해산하게 하였으나 낳게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가 낳게 하는 자인데 닫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10 “예루살렘을 기뻐하라.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와 함께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11 너희가 위로의 젖가슴에서 젖을 먹어 만족하도록, 그 영광의 풍성함에서 마시어 기쁘도록.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에게 강 같은 평화를 뻗겠다. 넘치는 시내처럼 민족들의 영광을. 너희가 젖을 먹고, 옆에서 안기며, 무릎 위에서 어르심을 받겠다.

13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겠다.”

14 너희가 이것을 볼 때 너희 마음이 기뻐하겠고, 너희 뼈들이 새 풀처럼 돋아나겠다.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겠고, 그가 그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시리라.





불과 바람으로 심판하신다

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처럼 오시겠고, 그의 전차들이 회오리바람 같겠다. 그의 진노를 불처럼 되돌리겠고, 그의 꾸짖음을 불꽃으로.

16 여호와께서 모든 육체를 불과 그의 칼로 심판하시겠다. 여호와께 살해당한 자들이 많겠다.

17 “자기를 거룩하게 하며 동산에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한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쥐와 역겨운 것들을 먹는 자들이 함께 없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모든 민족이 모인다

18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안다.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를 모으겠다.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보리라.

19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 중에 구원받은 자들을 민족들에게 보내겠다. 다시스(Tarshish)와 풀(Pul)과 루드(Lud)와 메섹(Meshech)과 로스(Rosh)와 두발(Tubal)과 야완(Javan), 나의 영광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먼 섬들에게.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 영광을 선포하리라.

20 그들이 너희 형제들을 모든 민족에게서 여호와께 예물로 데려오리라. 말과 전차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예루살렘 내 거룩한 산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예물을 가져오듯.

21 그들 중에서도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취하겠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22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서 있듯,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서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23 “달마다, 안식일마다,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결말 — 두 장면이 나란히

24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고, 그들의 불이 꺼지지 않겠다. 모든 육체에게 그들이 역겨움이 될 것이다.”

마가복음 9:48에서 예수가 이 구절을 인용한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언어로 가장 많이 쓰인 구절 중 하나다. 그러나 원래 문맥은 지리적 — 예루살렘 남쪽 힌놈 골짜기에서 시체들이 타는 장면이다. 이사야는 이 장면으로 책을 닫는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두 장면 — 23절과 24절이 나란히 있다. 모든 민족이 모여 야훼를 경배하는 장면, 그리고 반역한 자들의 시체가 벌레에게 먹히는 장면.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결말이다. 독자는 둘 다 보도록 요청받는다. 이사야는 어느 쪽도 지우지 않는다.

이사야서 전체 —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 불려왔다. 1-39장을 구약에, 40-66장을 신약에 비유하기도 한다. 신약이 이사야를 60회 이상 직접 인용한다. 시편 다음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구약 책이다. 고난받는 종, 새 창조,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 새 하늘 새 땅 — 이 주제들이 히브리 예언의 절정에서 선언되었고, 그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과 만났다.


[image: 예레미야 표지]








예레미야

우는 예언자 — 예루살렘의 마지막 40년.




예레미야 조망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BC 627)부터 예루살렘 함락 후 이집트 망명까지 활동한 예언자. 토기장이의 비유, 깨진 항아리, 새 언약(31:31-34), 시드기야의 눈이 뽑히는 장면, 바벨론 70년 — 한 민족의 종말을 가장 가까이서 본 자의 기록.


1부 · 초기 예언 (1~25장)

소명·항아리·성전 설교



2부 · 고난과 환상 (26~45장)

예언자의 박해와 새 언약



3부 · 이방 신탁과 함락 (46~52장)

열방 심판·예루살렘 멸망




예레미야 1장 — 모태에서 부르신 자


예언자의 시대

1 예레미야(Jeremiah · ㉸ 예레미아)의 말씀이다. 그는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 땅 아나돗(Anathoth — 현재 예루살렘 북동쪽 5킬로미터, 아나타)에 살던 제사장 힐기야(Hilkiah · ㉸ 힐키야)의 아들이었다.

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은 유다 왕 요시야(Josiah)의 아들 중 아몬(Amon)의 아들 요시야 왕 제13년이었다.

3 그 뒤로도 말씀은 계속 임했다 —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의 날들에, 또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의 제11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기원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40년. 이 숫자는 광야 40년을 떠올린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해에 부름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날까지 서 있었다. 다섯 왕의 시대를 살았고, 다섯 번 죽을 뻔했으며, 한 번도 입을 닫지 않았다.





부르심 — 모태 이전

4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5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웠노라.”

“알았고(yāda’)” — 히브리어 야다(יָדַע)는 단순한 인지가 아니라 친밀한 선택·언약적 앎이다. 창세기에서 남자가 여자를 “알다”고 할 때와 같은 동사다. 모태 이전의 앎 — 소명은 자격에서 오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15에서 자신의 소명을 말할 때 이 구절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이.” 예레미야의 소명이 바울의 소명 언어가 된다.

6 그 때 내가 말했다.

“아, 주 야훼여.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아이일 뿐입니다.”

7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이일 뿐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마다 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말하여라.

8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질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이 대화의 구조는 이사야 6장, 모세의 부르심(출애굽기 3-4장)과 정확히 같다. 야훼가 부르신다 — 소명 받는 자가 자신의 무능을 내세운다 — 야훼가 “내가 함께한다”로 반박하신다. 예언자 소명 문학의 정형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경우, 그의 항변 “나는 아이입니다”는 앞으로 평생 이어질 탄식의 첫 음절이다.

9 야훼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나의 말씀을 네 입에 두었다.

10 보라, 오늘 내가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웠다. 뽑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고, 헐어내기 위해. 그리고 세우고, 심기 위해.”

여섯 동사 — 네 개의 파괴와 두 개의 건설. 예레미야의 사역 비율이 여기에 암호화되어 있다. 그는 주로 파괴하는 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두 동사가 있다. “세우고, 심기.” 이 두 단어가 그를 단순한 심판의 예언자와 구분한다.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11 야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쇼케드 — שָׁקֵד) 가지를 봅니다.”

12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씀을 이루기 위해 깨어 있을 것이다(소케드 — שֹׁקֵד).”

히브리어 수사(修辭) — “살구나무(쇼케드 שָׁקֵד)”와 “깨어 있다(소케드 שֹׁקֵד)”는 발음이 거의 같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예언자 문학의 핵심 기법인 언어 유희(Paronomasia)다.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분홍빛 꽃을 터뜨린다. “깨어 있는 나무”, “잠들지 않는 나무”. 야훼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살구나무처럼 깨어 있다고 하신다. 한국의 일부 번역은 “살구나무”를 “아몬드나무”로 옮기기도 한다.

13 야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것이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14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주민 위에 열릴 것이다.

15 보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각자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왕좌를 세우고 그 주변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향하여 칠 것이다.

16 내가 그들에게 나의 심판을 선고할 것이다 —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한 모든 악 때문에.”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 —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내내, 그리고 사역이 끝난 뒤에도, 바빌로니아(Babylonia — 현재 이라크 중남부)가 북쪽 통로를 통해 가나안으로 남하한다. 유프라테스강은 북쪽으로 우회하여 시리아를 가로질러 흐른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지리적으로 북쪽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의 “북쪽”은 문학적 방향이자 지리적 사실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17 “너는 허리를 묶어라. 일어서서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앞에서 너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18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 유다 왕들, 그 고관들, 제사장들, 이 땅 백성에 맞서는 요새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으로 만들었다.

19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질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요새 성읍, 쇠 기둥, 놋 성벽” — 이 세 이미지는 예레미야가 평생 기대야 할 자원을 알려준다. 그 자신의 담력이 아니라 야훼의 언약이다. 예레미야는 실제로 온 땅이 자신의 적이 되는 경험을 한다 — 고향 아나돗 사람들, 왕,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 군중. 그러나 이 약속이 그를 붙들었다.

다음 장 — 야훼가 이스라엘의 배신을 고발한다. 갓 결혼한 신부처럼 따랐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며, 이제 두 가지 죄를 선고한다.




예레미야 2장 — 두 가지 죄


광야의 신혼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가서 예루살렘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라.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 청년 시절의 사랑을 기억한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씨 뿌리지 않은 땅, 광야에서 나를 따라왔던 것을.

3 이스라엘은 야훼에게 거룩한 것이었다. 그의 첫 열매였다. 이스라엘을 삼킨 자들은 모두 죄를 지었다.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

야훼의 말씀이다.

광야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에게 이상화된 시간이다.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 모두 광야를 야훼와 이스라엘의 신혼 시절로 회고한다. 실제 광야 이야기(민수기)는 불평과 반역의 연속이지만, 여기서 광야는 “우리가 아직 사랑했던 때”의 상징이다. 기억은 때로 사실보다 더 진실하다.





아버지들이 묻지 않았다

4 이스라엘의 집, 야곱의 집, 모든 씨족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5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발견했기에 내게서 멀어져 허무한 것들을 따라갔느냐? 그 결과 그들 자신도 허무하게 되었다.

6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야훼가 어디 계신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리시고 광야, 사막과 구덩이의 땅, 가뭄과 어두운 그늘의 땅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어디 계신가?’

7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데려왔다 그 열매와 선물을 먹게 하려고. 그런데 너희가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혔다. 내 유산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전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야훼께서 누구신지 묻는 습관. “야훼가 어디 계신가?” — 이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은 관습이 되고, 관습은 껍데기가 된다. 예레미야는 그 균열이 이미 조상 때 시작되었다고 진단한다.





제사장도, 예언자도

8 “제사장들은 말하지 않았다. ‘야훼가 어디 계신가?’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 통치자들은 나를 거역하여 범죄했다. 예언자들은 바알을 빌미로 예언하고 이익이 없는 것들을 따라갔다.

9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다투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과도 다투겠다.

10 깃딤(Kittim — 지중해 서쪽 섬들, 키프로스) 해안들을 건너가서 살펴보아라. 게달(Kedar —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 부족)에 보내어 신중히 살펴보아라.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보아라.

11 어떤 민족이 그 신들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이 아닌데도! 그런데 나의 백성은 영광을 이익이 없는 것과 바꾸었다.”

주변 민족들은 거짓 신이라도 바꾸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진짜 하나님을 버렸다. 이 비교가 아이러니의 칼날이다. 이방인의 우상 충성이 이스라엘의 신앙 변절을 고발하는 증인이 된다.

12 “하늘아, 이것에 놀라라. 몸서리쳐라. 몹시 두려워하라.”

야훼의 말씀이다.





두 가지 죄 — 생수와 깨진 웅덩이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 웅덩이들을 팠다 —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웅덩이들을.”

“생수의 근원(מְקוֹר מַיִם חַיִּים)” — 흐르는 샘물, 솟아나는 물. 고대 근동에서 샘물은 생명 그 자체였다. 이것을 버리고 인공으로 판 저수조, 그것도 금이 간 웅덩이에 의존하다니. 두 가지 죄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 첫 번째 죄가 두 번째 죄를 불러들인다. 야훼를 버리는 것과 우상을 만드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예수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준다고 할 때, 그 배경에 이 본문이 있다.





이집트도, 앗시리아도

14 “이스라엘은 종이냐? 집에서 태어난 노예냐? 왜 그가 약탈당하는 먹이가 되었느냐?

15 젊은 사자들이 그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그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의 성읍들이 불타 사람이 없게 되었다.

16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들도 네 정수리를 깎았다.

17 이것을 네 자신이 자초하지 않았느냐? 네 하나님 야훼가 길에서 너를 이끄실 때 그를 버린 것이 그것이 아니냐?

18 이제 네가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시홀(Shihor — 나일강 지류)의 물을 마시려느냐? 또 앗시리아로 가는 길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유프라테스(Euphrates)의 물을 마시려느냐?

19 네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네 배신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알라. 보라. 네 하나님 야훼를 버리는 것이 악하고 쓴 것이다. 네 안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외교적 선택들이 여기 열거된다 — 이집트와의 동맹, 앗시리아와의 조약.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줄다리기를 했다. 예레미야는 그 모든 외교 책략이 “다른 물”을 찾는 것이라고 본다. 야훼를 떠난 자가 반드시 무언가 다른 것에 의존하게 된다.





낙타와 나귀의 비유

20 “오래전부터 나는 네 멍에를 꺾고 너의 띠를 풀었건만 너는 말했다. ‘나는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아래 모든 곳에서 너는 몸을 눕혔다.

21 내가 너를 온전히 참된 포도나무, 좋은 씨앗으로 심었다. 어떻게 너는 내게 이방의 포도나무, 야생 포도덩굴로 변했느냐?

22 네가 잿물로 씻어도 비누를 많이 써도 네 죄의 얼룩이 내 앞에 그대로 남아 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23 “어떻게 네가 ’나는 부정하지 않다. 바알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느냐? 골짜기에서 네 길을 보아라. 네가 한 것을 알아라. 빠른 암낙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듯.

24 광야에서 익숙한 암나귀처럼 냄새를 맡으며 숨을 헐떡인다. 발정이 나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그를 찾는 자들은 지칠 필요 없다. 발정의 달에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5 발이 맨발이 되도록 달리지 마라. 목이 마르도록 하지 마라. 그런데 너는 말한다. ‘소용없다. 아니다! 나는 외국인들을 사랑했다. 그들을 따라가겠다.’”

발정 난 암낙타와 광야의 암나귀 — 히브리 시에서 가장 직접적인 성적 은유다. 바알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충동, 통제할 수 없는 욕망처럼 묘사된다. 예레미야는 완곡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는 부끄러움이 느껴지도록 말한다.





도둑도 부끄러워한다

26 “도둑이 잡히면 부끄럽듯이 이스라엘 집도 부끄러울 것이다 — 그들과 그들의 왕들, 통치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27 그들은 나무에게 ‘너는 나의 아버지’라 말하고 돌에게 ’너는 나를 낳았다’고 말한다. 그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는 말한다.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28 네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재앙의 시간에 그것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일어나도록 해 보아라. 유다야, 네 성읍들의 수만큼 네 신들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나의 아버지” — 역할이 바뀌었다. 야훼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고, 나무와 돌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다시 야훼를 찾는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두 마음”이라고 부를 현상이다 — 야훼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이스라엘이 결코 안 한 말

29 “왜 너희가 내게 다툼을 거느냐? 너희 모두가 내게 반역했다.”

야훼의 말씀이다.

30 “내가 너희 자녀들을 쳤으나 소용없었다. 그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너희의 칼이 굶주린 사자처럼 너희의 예언자들을 삼켰다.

31 이 세대여,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어두운 땅이 되었느냐? 왜 내 백성이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32 처녀가 자기 장신구를 잊겠느냐? 신부가 자기 띠를 잊겠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날 수도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33 네가 어떻게 사랑을 구하려고 네 길을 꾸미는지를 보아라! 그러므로 네가 심지어 악한 여자들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쳤다.

34 게다가 네 옷자락에는 가난한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발견된다. 나는 그것을 굴을 뚫을 때 발견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35 너는 말한다. ‘나는 결백하다. 그의 분노가 정말로 내게서 돌아섰다.’ 보라, 내가 너와 다투겠다. 왜냐하면 너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36 왜 너는 네 길을 바꾸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느냐? 이집트에게서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앗시리아에게서 당했듯이.

37 이것으로부터도 네가 손을 머리에 얹고 나갈 것이다. 야훼가 네가 신뢰하는 자들을 거부하였다. 그들로 인해 너는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손을 머리에 얹는 것 — 수치와 슬픔의 몸짓. 사무엘하 13:19에서 다말이 강간을 당한 뒤 손을 머리에 얹고 간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한다. 이집트의 동맹이 실패하고, 구원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 이집트의 군대는 바빌로니아에 패배하고 돌아간다(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다음 장 — 야훼가 음란한 두 자매,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교한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초대를 던진다.




예레미야 3장 — 음란한 두 자매


이혼한 아내

1 “만일 남자가 그의 아내를 내보내고 그녀가 그를 떠나 다른 남자의 것이 되면 그가 그녀에게 돌아오겠느냐?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많은 연인들과 몸을 팔았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려 한다.”

야훼의 말씀이다.

신명기 24:1-4의 이혼법 — 한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아내는 다시 데려올 수 없다. 그런데 야훼는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오려 하신다.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야훼 스스로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의 구조다 — 법을 넘어서는 사랑. 호세아가 창녀 고메르를 다시 사들이는 이야기와 같은 신학이다.

2 “네 눈을 들어 민둥한 곳을 보아라. 너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길가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다 광야의 아랍인처럼. 네 음란함과 네 악으로 땅을 더럽혔다.

3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다. 늦은 비가 없었다. 그러나 너는 창녀의 이마를 가졌다. 부끄러움을 거부했다.

4 그런데 지금 너는 내게 외치지 않느냐? ’아버지여, 당신은 내 젊은 날의 친구입니다.

5 당신이 영원히 노하겠습니까? 끝까지 진노를 품겠습니까?’ 보라, 이것이 네가 말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악한 것들을 행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다.”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6 요시야 왕 때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신하는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녀는 모든 높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거기서 몸을 팔았다.

7 그 모든 것을 한 다음에 그녀가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의 배신하는 자매 유다가 그것을 보았다.

8 내가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이혼 증서를 그녀에게 준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간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 그녀의 배신하는 자매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도 역시 나가서 몸을 팔았다.

9 그녀는 그 음란함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그래서 땅을 더럽혔고, 돌과 나무로 간음했다.

10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배신하는 그녀의 자매 유다는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고, 다만 거짓으로만 돌아왔다.”

야훼의 말씀이다.

두 자매 이야기는 에스겔 23장에서 더 길고 노골적으로 반복된다 — 오홀라(Oholah)와 오홀리바(Oholibah),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예레미야의 버전은 더 짧지만 신학적으로 날카롭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앗시리아에 멸망한 것을 유다가 눈으로 목격했다. 그것을 경고로 삼았어야 했다. 그러나 유다는 같은 길을 갔다. 더 나쁜 것은,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거짓으로만” 이행했다는 진단이다.





“돌아오라”는 부르심

11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신하는 이스라엘이 배신하는 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것이 밝혀졌다.

12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씀들을 외쳐라.

‘배신하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는 네게 진노를 쏟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자다. 나는 영원히 노여움을 품지 않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13 “다만 네 죄악을 인정하라. 네가 야훼 너의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네 길을 이방인들에게 흩어놓았다는 것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야훼의 말씀이다.

기원전 627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이미 95년이 지났다. 백성들은 앗시리아 땅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 흩어진 백성에게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간다. 지리적 귀환인가, 신학적 귀환인가 — 예레미야에게는 분리되지 않는다.





아들들아, 돌아오라

14 “배신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 한 성읍에서 하나, 한 씨족에서 둘.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15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이해로 먹일 것이다.

16 그 날들에, 너희가 땅에 많아지고 번성할 때”

야훼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야훼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다.

17 그 때에 예루살렘을 야훼의 왕좌라 부를 것이다. 모든 민족이 거기, 예루살렘의 야훼의 이름으로 모일 것이다. 다시는 자기 마음의 악한 완고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18 그 날들에 유다 집이 이스라엘 집과 함께 걸어올 것이다. 북방 땅에서 함께 올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유산으로 준 땅으로.”

언약궤가 더 이상 그리워지지 않는다는 예언 — 이것은 충격적인 발언이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신앙의 최고 상징이었다. 예레미야는 그것보다 더 큰 것, 야훼의 임재 자체가 예루살렘에 충만할 날을 가리킨다. 신약의 관점에서 이것은 성전 없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향한 예언으로 읽힌다(요한 4:21-24).





아비를 부를 줄 알았는데

19 “그런데 내가 말했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자녀들 중에 두고 아름다운 땅, 만국의 아름다운 유산을 주겠는가?’ 그리고 나는 말했다.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게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20 정말로, 아내가 그 친구를 배신하듯이 이스라엘 집도 나를 배신했다.”

야훼의 말씀이다.

21 민둥한 곳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울음과 간청의 소리.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구부렸기 때문이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었기 때문이다.

22 “배신하는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신을 고칠 것이다.”

“우리가 왔습니다. 당신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23 정말로 산들의 소동은 헛것입니다. 수많은 산들에서의 소리는 헛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야훼 안에 있습니다.

24 그러나 수치스러운 것이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를 삼켜 버렸습니다 — 그들의 젊은이들과 양 떼들, 소 떼들, 아들들과 딸들.

25 우리는 수치 속에 눕겠습니다. 우리의 창피가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훼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 우리와 우리 아버지들, 우리 청년 시절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장의 마지막은 회개의 고백 형식이다. 누가 말하는가 — 야훼가 이스라엘의 입에 넣어주신 회개의 말들. 돌아오라는 부름 다음에, 돌아온 자가 할 말을 야훼가 먼저 쓰신다. 예레미야서는 심판과 회복을 번갈아 놓는다. 이 장이 그 리듬을 처음으로 보여준다.

다음 장 — 북쪽에서 침략자가 내려온다. 땅이 황폐해진다. 예레미야의 창자가 비틀린다.




예레미야 4장 — 북방의 칼


돌아오는 조건

1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야훼의 말씀이다.

“네 역겨운 것들을 내 얼굴 앞에서 치워라. 그러면 방랑하지 않을 것이다.

2 야훼의 살아 계심을 두고 진실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맹세하라. 그러면 민족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복을 빌 것이다. 그 안에서 자랑할 것이다.”

3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묵은 땅을 갈아라.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마라.

4 야훼를 위해 할례를 받아라.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그렇지 않으면 내 분노가 불처럼 터져 나와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행동의 악함 때문에.”

“마음의 할례” — 신명기 10:16에서 처음 등장한 은유. 예레미야는 그것을 명령으로 만든다. 할례는 몸의 표식이지만, 야훼가 원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다. 바울이 로마서 2:29에서 이 개념을 가져간다 —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의 언어가 바울의 신학이 된다.





북방에서 오는 재앙

5 유다에 선포하라. 예루살렘에 들려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크게 외쳐라. “모여라! 요새 성읍들로 들어가라!”

6 시온을 향해 신호기를 세워라. 피신하라. 지체하지 마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을, 큰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다. 민족들을 파괴하는 자가 길을 떠났다. 네 땅을 황폐하게 하러 나왔다. 네 성읍들이 쓰러질 것이다. 주민 없이.

8 이것 때문에 굵은 베를 걸쳐라. 통곡하고 소리 높여 울어라. 야훼의 맹렬한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

“사자가 수풀에서” — 예레미야서에서 사자는 바빌로니아의 상징이다. 실제로 바빌로니아의 건물들과 행렬 도로에는 사자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고고학자들이 바빌론에서 발굴한 이슈타르 문(Ishtar Gate, 기원전 575년경)의 유약 벽돌에 사자들이 행진한다. 예레미야가 사자라고 부른 것이 실제 사자를 새긴 나라였다.





예레미야의 탄식

9 “그 날에”

야훼의 말씀이다.

“왕의 마음도, 고관들의 마음도 사라질 것이다. 제사장들은 경악할 것이다. 예언자들은 놀랄 것이다.”

10 그 때 내가 말했다.

“아, 주 야훼여! 당신이 정말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고 하셨지만, 칼이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예레미야의 항변 — 거짓 예언자들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야훼가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 마치 야훼가 속이신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평생 싸울 질문이다 — 왜 거짓 예언자들이 말할 때 야훼는 막지 않으시는가? 예레미야서는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지 않는다.

11 그 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말할 것이다.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민둥산을 지나 내 딸 백성을 향해 불어온다 — 타작하거나 까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12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내게서 올 것이다. 이제 나도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겠다.”





구름처럼 올라오는 적군

13 “보라, 그가 구름처럼 올라온다. 그의 병거들은 폭풍처럼.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 우리에게 화가 있다. 우리가 망했다.

14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라. 구원받기 위해. 언제까지 네 안에 허무한 생각들이 머물겠느냐?

15 한 목소리가 단(Dan)에서 선포한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앙을 알린다.

16 민족들에게 알려라. 보라, 예루살렘에 선포하라. 포위자들이 먼 땅에서 온다. 유다 성읍들을 향해 소리를 높인다.

17 들을 지키는 자들처럼 그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그녀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18 “네 길과 네 행실이 이것을 네게 행하였다. 이것이 네 악이다. 쓰디쓰다. 그것이 네 마음에 이르렀다.”





창자가 뒤틀린다

19 아,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나는 뒤틀린다. 아, 내 마음의 벽이여!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떤다. 잠잠히 있을 수 없다. 내 영혼이 나팔 소리를,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20 파멸에 파멸이 선포된다. 온 땅이 황폐하다. 내 장막들이 갑자기 파괴되었다. 내 천막 휘장들이 순식간에.

21 언제까지 내가 깃발을 보아야 하는가?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그 심판을 마음으로 경험하는 자다. 이 두 역할이 그를 찢는다. 창자(내장)가 뒤틀린다는 표현 — 히브리어 메아이(מֵעַי)는 가장 깊은 내면, 감정의 자리다. 예레미야는 선포하면서 운다. 이것이 그를 “눈물의 예언자”로 만든다.





혼돈으로의 역행

22 “내 백성은 어리석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다. 이해력이 없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23 나는 땅을 보았다. 보라, 혼돈이요 공허했다. 하늘을 보았다. 그 빛이 없었다.

24 산들을 보았다. 보라, 그것들이 흔들렸다. 모든 언덕들이 요동쳤다.

25 나는 보았다. 보라, 사람이 없었다. 하늘의 새들도 다 날아갔다.

26 나는 보았다. 보라, 기름진 땅이 광야가 되었다. 모든 성읍들이 야훼 앞에서,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

창세기 1:2의 역전 — “혼돈이요 공허하다(תֹּהוּ וָבֹהוּ, 토후 와보후).” 창조 이전의 상태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창조의 역전으로 본다. 새들이 없다, 사람이 없다, 빛이 없다 — 창세기 1장의 순서를 거꾸로 밟아간다. 이것은 문명의 붕괴를 넘어 창조 자체의 해체다. 그러나 야훼는 땅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단서가 붙는다.

27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끝내지는 않겠다.

28 이것 때문에 땅이 슬퍼할 것이다. 위의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말했고,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내가 작정했고, 돌이키지 않겠다.”





단장하는 자의 헛수고

29 온 성읍이 말 탄 자들과 활 쏘는 자들의 소리에 도망쳤다. 그들이 수풀로 들어갔다. 바위로 기어 올라갔다. 모든 성읍이 버려졌다. 거기 사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30 그리고 황폐한 자여,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진홍색 옷을 입어도 금 장신구로 꾸며도 눈을 화장으로 크게 그려도 소용없다. 너는 헛되이 단장했다. 연인들이 너를 경멸했다. 그들이 네 생명을 찾는다.

31 내가 듣는다 — 처음 출산하는 여자처럼 떠드는 소리를. 딸 시온의 번뇌를 — 그녀가 손을 펼친다.

“아, 내게 화가 있다! 내 영혼이 살인자들 앞에 기진맥진하다.”

전쟁이 오는데 화장을 고치는 장면 —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외교적 책략을 꾸미는 유다 지도부에 대한 풍자다. 화장하고 장신구를 달아봤자 포위된 성읍이다. 단장으로 구원받는 자는 없다. 마지막 이미지는 딸 시온 — 산고의 고통 속에서 두 손을 펼치는 여자. 출산이 아니라 죽음의 진통이다.

다음 장 —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거리로 보내신다. 의로운 자 하나를 찾아보라고. 소돔의 열 명을 떠올리는 장면이다.




예레미야 5장 — 의로운 자 하나를 찾아라


거리를 살피는 자

1 “예루살렘 거리들을 누벼라. 살펴보고 알라. 그 광장들을 찾아보아라. 공의를 행하는 자를,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하나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2 “야훼의 살아 계심으로”라고 맹세할지라도 그들은 실제로 거짓으로 맹세한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흥정한 이야기와 구조가 같다(창세기 18:22-33). 열 명에서 하나로 내려갔다. 여기서 야훼는 단 하나를 찾으신다. 그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가 쓴 가장 혹독한 진단이다. 아나톨리아의 허탈함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직접 보고 들은 자의 증언이다.

3 야훼여, 당신의 눈이 진리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은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소멸하셨으나 그들은 교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보다 더 굳게 했습니다.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4 나는 말했다.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다. 그들은 미련하다. 야훼의 길을,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5 내가 위대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말할 것이다. 그들은 야훼의 길을, 그들의 하나님의 규례를 알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함께 멍에를 부수었다. 띠를 끊었다.

예레미야는 처음에 무지를 변명으로 내세운다 — 가난한 자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배운 자들에게 가도 마찬가지다. 무지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였다. 지식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배신이다.





사자, 늑대, 표범

6 그러므로 수풀의 사자가 그들을 칠 것이다. 저녁에 광야의 늑대가 그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표범이 그들의 성읍들을 향해 지킬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찢길 것이다. 그들의 죄가 많고, 그들의 배신들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7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들이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을 때 그들이 간음하고, 창녀의 집으로 몰려갔다.

8 그들은 잘 먹인 말처럼 이웃의 아내를 향해 울부짖었다.

9 내가 이것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씀이다.

“이런 민족에게 내 영혼이 복수하지 않겠느냐?”





포도나무를 벗기는 자

10 “그 성벽들로 올라가서 파괴하라. 그러나 완전히 끝내지는 마라. 그 가지들을 제거하라. 야훼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1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를 완전히 배신했다.”

야훼의 말씀이다.

12 그들이 야훼를 부인하고 말했다.

“그가 아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칼도, 기근도 우리가 보지 않을 것이다.

13 예언자들은 바람에 불과하다.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 그들에게 그대로 되게 하라.”

“야훼가 아니다” — 이것이 실용적 무신론의 언어다. 야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가 신경 쓰지 않는다. 재앙은 없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바람”이라고 무시하는 태도는 이 신학에서 나온다.





말씀이 불이 되리라

14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이 말씀들을 말했기 때문에 보라, 내가 내 말씀을 네 입에 불로 만들겠다. 이 백성을 나무로 만들겠다.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15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먼 나라에서 한 민족을 데려올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그것은 굳건한 민족이다. 오래된 민족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말하는 민족이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쓰는 민족이다.

16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 같다.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다.

17 그들이 네 수확물과 네 양식을 먹을 것이다. 네 아들들과 딸들을 먹을 것이다.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을 것이다.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먹을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요새 성읍들을 칼로 무너뜨릴 것이다.”

언어를 알 수 없는 민족 — 고대 근동에서 이방 언어는 혼돈의 상징이었다. 이사야 28:11도 같은 이미지를 사용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21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방언을 설명한다. 예레미야의 침략자 비유가 방언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 먼 길을 돌아서 이어지는 구절들이다.





그러나 완전히 끝내지 않겠다

18 “그러나 그 날들에도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끝내지는 않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19 “그리고 그들이 ‘왜 우리 하나님 야훼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말할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야훼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듯이, 그러므로 너희 땅이 아닌 곳에서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눈도, 귀도 없는 백성

20 야곱 집에 이것을 선포하라. 유다에 들려라.

21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분별한 백성아, 이것을 들으라.

22 야훼가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바다의 경계로 놓았다. 영원한 규례로, 그것을 넘지 못한다. 파도가 일어도 이기지 못한다. 소동을 일으켜도 넘지 못한다.

23 그러나 이 백성의 마음은 거역하고 반역하는 마음이다. 그들이 돌아서서 떠나갔다.

24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맞추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두려워하자. 추수를 위해 정해진 주들을 지켜주시는 분을.’”

바다의 경계 — 고대 근동 신화에서 바다는 혼돈의 힘이다. 그 혼돈을 모래로 경계 짓는 야훼. 그런데 이 경계를 아는 바다가, 경계를 모르는 이스라엘보다 야훼를 더 잘 “섬기는” 셈이 된다. 자연이 야훼를 순종하는데 사람이 거부한다 — 이사야 1:3(“소는 그 주인을 알고”)의 같은 아이러니다.





악인들이 살찌다

25 “너희의 죄악이 이것들을 막았다. 너희의 죄들이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막았다.

26 내 백성 가운데 악인들이 발견된다. 그들은 새를 잡는 자처럼 몸을 숨기고 기다린다. 그들은 덫을 놓는다. 그들은 사람들을 잡는다.

27 새들이 가득한 새장처럼 그들의 집은 속임수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하고 부자가 되었다.

28 그들이 살지고 번질번질해졌다. 그들은 악한 일에서 뛰어넘어갔다. 그들은 고아의 대의를 지지하지 않았다. 번창했는데도. 가난한 자의 권리를 판결하지 않았다.

29 내가 이것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씀이다.

“이런 민족에게 내 영혼이 복수하지 않겠느냐?

30 이 땅에 두렵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31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한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으로 다스린다. 내 백성은 그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끝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 백성은 그것을 사랑한다” — 거짓 예언자들이 번창하는 이유.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원하기 때문이다. 공급이 있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을 원하는 대중을 함께 고발한다. 디모데후서 4:3 “그들이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쌓아올릴 것이다”가 이 구조를 반복한다.

다음 장 — 다가오는 포위군을 피해 도망가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예레미야 6장 —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라


베냐민 자녀들아, 피신하라

1 “베냐민 자녀들아,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피신하라. 드고아(Tekoa — 예루살렘 남쪽 20킬로미터, 아모스의 고향)에서 나팔을 불어라. 벳학게렘 위에 신호를 세워라. 북쪽에서 재앙이, 큰 파멸이 보이기 때문이다.

2 딸 시온, 아름답고 섬세한 자를 내가 파괴하겠다.

3 목자들이 그녀에게 그들의 양 떼와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이 그녀 주변에 장막을 칠 것이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풀을 뜯길 것이다.”

4 “그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낮이 기울어진다. 저녁 그늘이 길어진다.

5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자. 그녀의 궁전들을 파괴하자.”





야훼의 결심

6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무들을 베어라. 예루살렘을 향해 흙 언덕을 쌓아라. 이 성읍은 처벌받을 것이다. 그 안은 온통 폭력뿐이다.

7 우물이 그 물을 솟구치듯 그 성읍이 악을 솟구친다. 폭력과 파멸의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린다. 병고와 상처가 항상 내 앞에 있다.

8 예루살렘아, 징계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겠다.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위해 흙 언덕(포위 경사로)을 쌓으라는 명령 — 고대 공성전의 표준 전술이다. 실제로 기원전 587년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함락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수십 년 전에 본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9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포도 덩굴처럼 완전히 이삭 줍기 하라. 포도를 따는 자처럼 손을 가지 사이로 다시 뻗어라.”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증언할 것인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보라, 그들의 귀가 막혀 있다. 들을 수 없다. 보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에게 수치거리가 되었다.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11 그래서 나는 야훼의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참는 것이 지쳤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 위에 쏟아라.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잡힐 것이다. 노인도 생의 가득 찬 자도.

12 그들의 집들이 다른 이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밭들과 아내들도 함께. 내가 이 땅의 주민들에게 손을 뻗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야훼의 분노로 가득 찼다” — 예레미야 자신의 내면 상태다. 선포하는 자가 분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 안에 부어주신 것이다. 예레미야의 감정은 그 자신의 심리 상태가 아니라 야훼의 감정의 통로가 된다. 이것이 예언자의 삶의 무게다.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13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모두가 탐욕을 추구한다. 예언자에서 제사장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한다.

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평강이 없다.

15 그들이 역겨운 것들을 행하여 부끄러워야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를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하는 때에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야훼가 말씀하셨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 그러나 평강이 없다(שָׁלוֹם שָׁלוֹם וְאֵין שָׁלוֹם)” —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다. 8:11에서 같은 구절이 반복된다. 거짓 예언자들의 모토이자 이스라엘 신앙의 타락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하는 한 줄이다. “평강(샬롬)”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복이었다. 그것이 거짓으로 선포될 때,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마취제가 된다.





옛길을 물으라

16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길가에 서서 보아라.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아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그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네 영혼이 쉼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17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라’고 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

“옛길을 물으라” — 이것은 보수주의가 아니라 근원으로의 귀환이다. 예레미야는 새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찾으라고 한다. 율법, 계약, 모세의 길 — 이것이 “옛길”이다. 예수가 마태복음 11:29에서 “내게 배우라… 네 영혼이 쉼을 찾으리라”고 할 때, 이 구절의 “쉼(מְנוּחָה)”을 가져간다. 예레미야의 초대가 예수의 초대 속에 울린다.





심판의 선고

18 그러므로 들으라, 민족들아! 회중이여,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19 들으라, 땅이여!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 그들의 생각의 열매. 그들이 내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 내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0 스바(Sheba — 아라비아 또는 에티오피아의 향료 생산지)에서 오는 유향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먼 땅에서 오는 향기로운 갈대가 무슨 소용이냐? 너희 번제들이 내게 열납되지 않는다. 너희 제사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21 그러므로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려 넘어질 것들을 놓겠다. 아버지들과 아들들이 함께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북방 민족의 군대

22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북방에서 한 민족이 온다. 땅의 끝에서 큰 민족이 격동된다.

23 그들은 활과 창을 잡는다. 그들은 잔인하고 긍휼이 없다. 그들의 소리는 바다처럼 으르렁거린다.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처럼 정렬하여 딸 시온 너를 향해 온다.”

24 우리가 소식을 들었다. 우리 손이 축 늘어졌다. 고통이 우리를 붙들었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25 들로 나가지 마라. 길에 나가지 마라. 원수의 칼이 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26 “내 딸 백성이여, 굵은 베를 걸쳐라. 재를 뒤집어쓰고 구르라. 독자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라. 쓰라린 통곡을 하라. 파괴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은을 시험하는 자

27 “내가 너를 내 백성 가운데 시험하는 자, 탑으로 세웠다. 네가 그들의 길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

28 그들은 모두 가장 완고한 반역자들이다. 중상하는 자들로 돌아다닌다. 놋과 쇠다. 그들은 모두 부패시키는 자들이다.

29 풀무가 불타오른다. 납이 불에 소모된다. 녹이는 자가 헛되이 녹인다. 악한 자들이 제거되지 않는다.

30 그들을 ’거부된 은’이라 부른다. 야훼가 그들을 거부하셨기 때문이다.”

은을 시험하는 자 — 예레미야는 야훼로부터 이 역할을 부여받는다. 광석에서 은을 걸러내는 자. 그런데 풀무가 타도 악인이 제거되지 않는다. 은이 나오지 않는 광석처럼, “거부된 은”이라는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이것이 6장을 닫는 말이다 — 예루살렘은 불순물뿐인 광석이다. 그러나 야훼는 그 광석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7장에서 성전 설교가 시작된다.

다음 장 —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서 외친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세 번의 외침이 얼마나 위험한 주문인지.




예레미야 7장 — 성전 설교


성전 문 앞에서

1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 “야훼의 성전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씀을 외쳐라. 말하여라.

’야훼를 예배하기 위해 이 문들을 통해 들어오는 유다의 모든 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3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4 거짓 말씀들을 신뢰하지 마라. 곧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 야훼의 성전이라”는 것들을.’”

“야훼의 성전이라”를 세 번 — 이 주문의 구조가 드러난다. 세 번 외치는 것은 그 말이 마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믿음에서 나온다. 성전이 야훼의 집이니, 야훼가 성전을 지킬 것이다 — 이 논리가 예루살렘 불패 신화를 만들어냈다. 기원전 701년 앗시리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물러간 경험이 이 신화를 더욱 강화했다. 예레미야는 그 신화가 거짓이라고 말한다. 이 설교 때문에 그는 거의 처형될 뻔했다(예레미야 26장).





성전이 구원하지 않는다

5 “만약 너희가 정말로 너희의 길과 행동을 바르게 한다면. 만약 너희가 정말로 서로 공의롭게 행한다면.

6 이방인, 고아, 과부를 억압하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해를 끼치도록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7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겠다 —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영원히 준 이 땅에.

8 보라, 너희가 거짓 말씀들을 신뢰하고 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을.

9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서

10 — 그런 다음 내 이름으로 불린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한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모든 역겨운 것들을 하려고.

11 내 이름으로 불린 이 집이 너희 눈에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느냐?”

야훼의 말씀이다.

“그런데 보라, 나도 보았다.”

“강도들의 소굴” — 예수가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마태복음 21:13, 마가복음 11:17, 누가복음 19:46) 이 구절을 인용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레미야 7:11 + 이사야 56:7의 결합이다. 예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예레미야 성전 설교의 재연이다.





실로를 기억하라

12 “내 이름이 처음으로 불린 내 처소 실로(Shiloh — 현재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나블루스 남부)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무엇을 했는지 보아라.

13 이제 너희가 이 모든 행위들을 행했기 때문에”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일찍 일어나 말하고, 또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지만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게 한 것처럼 이 집에 할 것이다 — 내 이름이 불린 이 집, 너희가 신뢰하는 곳,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곳에.

15 내가 너희를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너희의 모든 형제들, 에브라임(Ephraim)의 모든 자손을 내가 던진 것처럼.”

실로의 기억 — 언약궤가 처음 안치되었던 곳.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가 탈취되고(사무엘상 4장), 실로 성소가 폐허가 된 사건. 시편 78:60도 이것을 기록한다. 예레미야의 핵심 논거 — 야훼는 자신의 처소를 파괴할 수 있다. 성전이 야훼를 보장하지 않는다. 야훼가 성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 관계는 역전될 수 없다.





하늘의 여왕

16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울부짖거나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내게 간청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않겠다.

17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18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운다. 여인들은 반죽을 이겨 하늘의 여왕(Queen of Heaven — 아스타르테/이슈타르, 바빌로니아-가나안 사랑·전쟁의 여신)에게 드릴 과자들을 만든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 나를 노하게 한다.

19 그들이 나를 노하게 하느냐?”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 자신의 얼굴의 수치를 위한 것이 아니냐?

20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 분노와 내 격노가 이곳에, 사람에게, 짐승에게, 들의 나무에게, 땅의 열매에게 쏟아질 것이다.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여왕 숭배 — 이슈타르(Ishtar, 수메르의 이난나)는 가나안에서 아스타르테(Astarte)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늘의 여왕(מְלֶכֶת הַשָּׁמַיִם, 멜렉켓 하샤마임)”으로 나타난다. 과자(과자 모양의 제물)를 굽고 전제를 붓는 가족 단위 의식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예레미야 44장에서 이집트로 도망간 여인들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 숭배를 멈추었더니 모든 것이 나빠졌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종교사의 생생한 단면이다.





번제보다 순종

21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번제들을 너희의 다른 제사들에 더하여라. 그리고 고기를 먹어라.

22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것들을 명령하지 않았다.

23 오직 이것을 명령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에서 걸어가라. 그러면 잘될 것이다.’

24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고함을 따라 걸어갔다.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갔다.”

“번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 이것은 제사 제도 자체의 부정이 아니다. 율법에는 번제 규정이 있다. 예레미야(그리고 아모스, 이사야, 호세아)는 제사가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예언자의 핵심 주제를 말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15:22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와 같다. 제사의 목적은 순종이었는데, 순종 없이 제사만 남은 것을 비판한다.





예레미야의 전달 불가능성

25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매일 일찍 일어나 보냈다.

26 그러나 그들이 내게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굳게 했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했다.

27 네가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들을 부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미리 주어진 실패 예고 — 이사야 6:9-10의 구조와 같다. “말하여라 —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잔인한 임무다. 그러나 야훼는 결과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을 세우신다. 결과가 성공을 정의하지 않는다.





힌놈 골짜기의 공포

28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것은 자기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나라다. 교훈을 받지 않는 나라다. 진실이 사라졌다.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다.’”

29 예루살렘아, 네 머리카락을 잘라 던져버려라. 민둥한 곳에서 애가를 불러라. 야훼가 그의 진노의 세대를 거부하고 내버렸다.

30 야훼가 말씀하신다.

“유다 자녀들이 내 눈 앞에 악을 행했다. 내 이름으로 불린 이 집에 그들의 역겨운 것들을 세웠다. 그것을 더럽혔다.

31 힌놈(Hinnom — 예루살렘 남서쪽 골짜기) 자녀들의 산당, 도벳(Topheth)을 세웠다.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웠다. 내가 명령하지 않은 것이다. 내 마음에 들어온 일도 없다.

32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씀이다.

“그 곳을 더 이상 도벳이라 또는 힌놈 자녀들의 골짜기라 하지 않고, 살인의 골짜기라 할 것이다. 장소가 없어 도벳에 장사할 것이다.

33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무도 겁줄 자가 없을 것이다.

34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힌놈 골짜기(גֵּיא בֶן-הִנֹּם, 게 벤 힌놈) — 예루살렘 남서쪽의 이 골짜기에서 이방 신들에게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제의가 행해졌다. 이 이름이 축약되어 “게헨나(Gehenna)”가 되고, 신약에서 지옥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예수가 마가복음 9:43에서 “꺼지지 않는 게헨나의 불”이라고 말할 때, 이 역사적 장소를 가리킨다. 실제 끔찍한 장소에서 종말론적 심판의 이미지가 나온 것이다.

다음 장 — 추수가 끝났는데 구원이 없다. 길르앗에 유향이 없는가.




예레미야 8장 — 추수가 끝나고 여름이 지났는데


뼈들이 드러나다

1 “그 때에”

야훼의 말씀이다.

“유다 왕들의 뼈들, 그 고관들의 뼈들, 제사장들의 뼈들, 예언자들의 뼈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들이 그 무덤들에서 꺼내어질 것이다.

2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따르고, 구하고, 경배하고, 절했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별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모이지도 않을 것이다. 장사되지도 않을 것이다. 땅 위의 거름처럼 될 것이다.

3 이 악한 족속의 남은 자들, 내가 쫓아 보낸 모든 곳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음보다 삶을 더 원할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별들과 해와 달에 절한 죄 — 신명기 4:19가 금지한 것이다. 뼈들이 그들이 섬기던 것들 앞에 뿌려진다 — 잔인한 시적 정의다. 섬김의 대상 앞에서 추락하는 것이다. 죽음보다 삶을 싫어하는 것 — 욥기 3장과 같은 심연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은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처할 상태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

4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쓰러지면 일어나지 않느냐? 사람이 돌아서면 돌아오지 않느냐?

5 왜 이 예루살렘 백성이 영속적인 배신으로 돌아서는가? 그들이 속임수를 붙들었다. 돌아오기를 거부한다.

6 내가 귀 기울이고 들었다. 그들이 옳지 않게 말한다. 아무도 자기 악함을 뉘우치며 ’내가 무엇을 했나?’라고 말하지 않는다. 모두가 말 달리는 사람처럼 자기 행로로 향한다.

7 심지어 황새도 하늘에서 그 계절을 안다.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도 올 때를 지킨다. 그런데 내 백성은 야훼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새들의 본능 — 철새는 계절을 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절을 모른다. 욥기 39장에서 야훼가 말씀하신 자연의 지혜가 여기 뒤집힌다. 자연이 야훼를 따르는데 이스라엘이 따르지 않는 아이러니가 이 책의 반복 모티프다(이사야 1:3, 예레미야 5:22와 이어진다).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도

8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지혜롭다. 야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의 거짓 붓이 그것을 거짓되게 만들었다.

9 지혜롭다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허둥댈 것이다. 잡힐 것이다. 보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는가?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밭을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 왜냐하면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모두가 탐욕스럽게 이득을 취한다. 예언자에서 제사장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한다.

11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치료했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평강이 없다.

12 그들이 역겨운 것들을 행하여 부끄러워했는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도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처벌할 때 그들이 넘어질 것이다.”

야훼가 말씀하셨다.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 그러나 평강이 없다” — 6:14에서 이미 나온 구절이 8:11에서 반복된다. 예레미야서의 반복 기법 — 중요한 것은 두 번 말해진다. 거짓 예언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상처를 “가볍게” 치료하는 것 — 진단을 가볍게 여기면 치료도 가볍다. 암을 감기로 진단하면 처방전도 달라진다.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다

13 “내가 그들을 완전히 거두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다. 잎도 시들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지나가 버릴 것이다.”

14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냔? 모여라. 요새 성읍들로 들어가자. 거기서 죽어가자. 야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침묵시키셨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야훼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15 우리가 평강을 바랐지만 좋은 것이 없다. 치유의 때를 바랐지만 공포뿐이다.

16 그 말의 콧소리가 단(Dan)에서부터 들린다. 그 힘센 말들의 울음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그들이 와서 땅과 그 안의 모든 것,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삼킨다.

17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들을 보내겠다. 주술로 부릴 수 없는 독사들을. 그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예레미야의 통곡

18 내 슬픔이 나를 위로받을 수 없게 한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병들었다.

19 보라, 먼 땅에서, 이 땅 끝에서 내 백성의 딸의 소리다.

“야훼가 시온에 계시지 않느냐? 그녀의 왕이 거기 계시지 않느냐?”

“왜 그들이 그들의 조각한 형상들로, 이방의 허무한 것들로 나를 노하게 했느냐?”

20 “추수가 끝나고 여름이 지났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다.”

21 내 백성의 딸의 파멸 때문에 나는 파멸해 있다. 내가 슬퍼한다.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22 길르앗(Gilead — 요르단강 동쪽 고원, 의약과 향료의 생산지)에 유향이 없는가? 거기에 의사가 없는가? 내 백성의 딸이 왜 고쳐지지 않았는가?

“추수가 끝나고 여름이 지났는데” — 팔레스타인의 농업 달력에서 여름 과일 수확(무화과·포도)이 끝나면 그것으로 한 해의 수확 기회가 닫힌다. 구원의 창이 닫혔다는 말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자신의 탄식인지, 포로 된 백성의 탄식인지 — 구분이 없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고통을 자기 몸으로 살아낸다.

“길르앗에 유향이 없는가” — 유향(발삼)은 의약품이었다. 길르앗은 그 생산지였다. 그런데 고칠 수 없는 상처 앞에서 예레미야가 묻는다 — 치료제가 없는가? 의사가 없는가? 이 탄식에서 19세기 흑인 영가 「There Is a Balm in Gilead」가 태어났다. 노예들은 예레미야의 절망적 질문을 희망의 고백으로 바꾸었다 — “길르앗에 유향이 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절망이 씨앗이 되어 희망이 피었다.

다음 장 — 예레미야의 통곡이 절정에 이른다. 광야에 울음 방이 있다면.




예레미야 9장 — 눈물의 근원


물이 되고 싶다

1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었으면. 내가 밤낮으로 울리라 내 백성의 딸이 죽임 당한 것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에서 9장은 8:23으로 시작한다. 절 구분이 다르지만 내용은 이어진다. 예레미야는 자기 몸이 눈물 자체가 되기를 원한다 — 고통의 크기에 눈물이 충분하지 않다. 예레미야는 유대 전통에서 “눈물의 예언자(הַנָּבִיא הַבּוֹכֶה)”라고 불린다. 실제로 예레미야애가(Lamentations)가 그의 저작으로 전통적으로 귀속된다. 눈물로 쓴 책.

2 내가 광야에 나그네들의 숙소를 가졌으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 그들에게서 나갔으면. 그들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다. 반역자들의 집단이다.

예레미야가 광야로 도망가고 싶다 — 이것이 진정한 탈진이다. 선포자가 선포 대상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못한다. 야훼의 말씀이 그를 붙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고통의 본질이다 —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자.





혀가 활처럼

3 “그들이 그들의 혀를 활처럼 당겼다. 거짓이 땅에서 강해졌다. 진실이 아니라. 그들이 한 악에서 다른 악으로 나아간다.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4 각자 자기 이웃을 조심하라. 어떤 형제도 신뢰하지 마라. 모든 형제가 야곱처럼 속인다. 모든 이웃이 중상하며 돌아다닌다.

5 각자가 자기 이웃을 속인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거짓말하도록 혀를 훈련시켰다. 피곤하도록 비뚤어지게 행동했다.

6 네가 있는 것은 속임 한가운데다. 속임 때문에 그들이 나를 알기를 거부한다.

야훼의 말씀이다.

“야곱처럼 속인다(יַעְקֹב יַעְקֹב)” — 야곱의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속임수의 대명사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된 이름을 동사로 사용한다. “형제를 야곱처럼 대한다” — 형제 관계가 신뢰의 근거가 아니라 위험의 신호가 된 사회.





야훼의 분노

7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시험하겠다. 내 딸 백성 때문에 내가 어떻게 달리 하겠느냐?

8 그들의 혀는 살상하는 화살이다. 입으로 속임수를 말한다.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화평하게 말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를 올가미에 걸리게 한다.

9 내가 이것들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씀이다.

“이런 민족에게 내 영혼이 복수하지 않겠느냐?”





산들을 위한 통곡

10 산들을 위해 나는 울부짖음과 통곡을 높이겠다. 광야의 목초지들을 위해 애가를 부르겠다. 그것들이 황폐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다.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공중의 새들도 짐승들도 다 도망가 떠났다.

11 “내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겠다. 자칼들의 소굴로 만들겠다.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주민이 없도록.”

12 이것을 이해할 만큼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야훼의 입이 말씀하신 자가 누구에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느냐? 왜 이 땅이 멸망하고 광야처럼 황폐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는가?

13 야훼가 말씀하셨다.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 앞에 놓은 것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것을 따라 걷지 않았다.

14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라 걸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서.”

15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의 물을 마시게 하겠다.

16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겠다.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민족들 가운데. 내가 모든 악을 갚을 때까지 그들 뒤에 칼을 보내겠다.”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라

17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려하라.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라. 와서 그들에게 보내라. 지혜로운 여인들에게.

18 그들이 서두르게 하라. 우리를 위해 통곡하게 하라.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내려오게,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19 시온에서 애가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어떻게 황폐해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수치를 당했는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났다. 우리의 거처들이 우리를 내던졌다.”

20 곡하는 여인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가 그의 입의 말씀을 받게 하라. 너희의 딸들에게 통곡을 가르쳐라. 각자 자기 이웃에게 슬픔의 노래를.

직업적 곡하는 여인들 — 고대 근동에서 장례는 전문 곡녀(哭女)들을 고용했다. 이집트 벽화에도, 우가릿 문헌에도 이들이 등장한다. 예레미야는 국가적 재난을 장례 의식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곡하는 여인들에게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 — 슬픔 자체가 예언자적 행위가 된다.





죽음의 침입

21 “죽음이 우리 창문들로 올라왔다. 우리 궁전들에 들어왔다. 밖의 아이들을 끊어내기 위해. 광장의 젊은이들을 끊어내기 위해.”

22 “말하여라 — 야훼의 말씀이다.

사람의 시체들이 들판의 거름처럼 쓰러질 것이다. 추수하는 자 뒤에 떨어진 곡식 단처럼. 모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죽음이 창문으로 올라오는 이미지 —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창문은 귀신들이 침입하는 통로였다. 예레미야는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바빌로니아 군대의 침공을 묘사한다. 전쟁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 궁전의 창문으로 들어온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23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힘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 나를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이 땅에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야훼라는 것으로. 나는 이것들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고린도전서 1:31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가 이것을 인용한다. 사도 바울이 지혜, 힘, 부를 나열하는 것도 이 구절 구조를 따른다. 자랑의 기준이 바뀐다 — 소유에서 관계로, 업적에서 앎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25 “보라,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할례받은 모든 자를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것과 함께 처벌할 것이다 —

26 이집트, 유다, 에돔, 암몬 자녀들, 모압, 그리고 광야에 거주하는 모든 삭발한 자들. 모든 민족들이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온 집도 마음에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 3:4에서 예레미야가 명령한 “마음의 할례”가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신학적 씨앗이 된다 — 몸의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기준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음 장 — 우상들을 향한 풍자. 그것들을 만든 손과, 만들지 않은 야훼.




예레미야 10장 — 창조주와 허수아비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1 이스라엘 집이여, 야훼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2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민족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하늘의 징조들에 두려워하지 마라. 민족들이 그것들을 두려워할지라도.

3 백성들의 관습들은 허무하다. 그것은 삼림에서 베어낸 나무다. 장인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꾸민다. 못과 망치로 그것을 고정시킨다. 흔들리지 않도록.

5 그것들이 오이밭의 허수아비처럼 꿋꿋이 서 있다. 그들이 말하지 못한다. 그들이 걷지 못한다. 그들이 옮겨져야 한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해를 끼치지 못한다. 선을 행하는 것도 그들의 능력에 없다.”

오이밭의 허수아비 — 허수아비는 세울 수도 없고 쓰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한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못으로 박아두어야 겨우 서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신들이다. 이사야 44:9-20에서 더 길게 전개되는 우상 풍자의 축약판이다. 두 본문 모두 이 아이러니를 공유한다 — 신을 만드는 자가 신보다 강하다. 만든 것을 두려워하다니.





야훼와 같은 자가 없다

6 “야훼여, 당신 같은 자가 없습니다. 당신은 크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능력으로 크십니다.

7 만국의 왕이여,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들의 지혜자들 가운데 어디에도 당신과 같은 자가 없습니다.

8 그들이 한꺼번에 어리석고 미련하다. 허무한 것들의 교훈은 나무일 뿐이다.

9 다시스에서 가져온 두드린 은판, 우바스에서 오는 금. 장인의 작품, 대장장이의 손. 청색 자주색 그들의 옷. 그들은 모두 지혜로운 자들의 작품이다.

10 그러나 야훼는 참 하나님이시다. 살아 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다. 그의 분노에 땅이 흔들린다. 그의 진노를 민족들이 견디지 못한다.”

10:6-10은 찬양의 형식이다. 고발 가운데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온다. 예레미야서의 특이한 전환이다. 우상의 허무함을 말하다가 야훼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 — 비교가 찬양을 만들어낸다. “다시스(Tarshish)”는 지중해 서쪽 끝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우바스(Uphaz)”는 위치가 불확실한 금의 산지다. 세계 끝에서 온 재료로 만든 것이 야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야훼가 땅을 만드셨다

11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늘 아래서도.”

10:11은 아람어(Aramaic)로 쓰인 유일한 구절이다 — 예레미야서 전체 가운데. 이 구절이 아람어인 것은 학자들에게 수수께끼였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이 공용어로 쓰던 아람어로 이방 신들에게 선고를 내리는 것이다 — 그 민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12 야훼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의 통찰로 하늘을 펼치셨다.

13 그가 목소리를 내실 때 하늘의 물들이 소동한다. 땅 끝에서 안개를 올리신다.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신다.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14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 지식이 없다. 모든 금세공인이 자기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다.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이 거짓이다. 그 안에 호흡이 없다.

15 그것들은 허무하다. 미혹하는 작품이다. 처벌의 때에 사라질 것이다.

16 야곱의 몫은 그것들과 같지 않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의 유산의 지파다. 만군의 야훼가 그의 이름이다.

“야곱의 몫(חֵלֶק יַעֲקֹב)” —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몫(유산)”으로 표현한다. 야훼가 이스라엘의 몫이고, 이스라엘이 야훼의 몫이다. 상호적인 소속. 이 개념은 시편 16:5, 73:26에서 개인의 신앙 언어로 발전한다. “야훼는 나의 몫이다” —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야훼는 자기 자신으로 준다.





포위 속에서

17 이 땅에서 짐을 들어 올려라 포위 속에 사는 자여.

18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땅의 주민들을 이번에 내던지겠다.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발견되게 하겠다.”





딸 시온의 탄식

19 내게 화가 있다. 내 상처여! 내 상처가 심하다. 그런데 내가 말했다. “이것은 내 병이다. 내가 짊어질 것이다.”

20 내 장막이 파괴되었다. 내 모든 줄들이 끊어졌다. 내 자녀들이 나를 떠나 없어졌다. 내 천막을 다시 칠 자가, 내 휘장들을 세울 자가 없다.

21 목자들이 어리석어졌다. 야훼를 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번창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모든 양 떼가 흩어졌다.

22 소리가 들린다! 보라, 소식이 온다. 북방 땅에서 큰 소동이. 유다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고 자칼들의 소굴로 만들기 위해.





예레미야의 기도

23 야훼여, 나는 압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걷는 자가 자기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24 야훼여, 나를 징계하소서. 그러나 공의로 하소서. 진노로 하지 마소서. 그러면 내가 없어지겠습니다.

25 당신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켰습니다. 그를 삼켜 소멸시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잠언과 지혜서의 언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탄식이 아니라 고백으로 말한다. 내 삶의 방향이 내 손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 그 앎이 그를 야훼께 열게 한다. 그리고 나서 “나를 징계하소서. 그러나 진노로는 말고, 공의로 하소서.” 이것은 욥과 같은 담대한 기도다. 완전한 복종이 아니라 조건을 다는 기도. 그러면서도 야훼를 떠나지 않는 기도.

다음 장 — 깨진 언약.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살해 위협을 받는다.




예레미야 11장 — 깨진 언약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

1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2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라.

3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4 이 말씀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쇠 화덕에서 이끌어낼 때 명령한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5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아멘, 야훼여.”

“아멘(אָמֵן)” — 예레미야의 단 한 마디. 동의, 확인, 맹세. 그런데 이 아멘 뒤에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내용이 바로 언약의 파기 선고다. 야훼의 명령에 아멘 하고서, 그것이 이미 깨졌음을 선포하러 가야 한다. 이것이 예언자의 역설이다.

6 야훼가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이 모든 말씀들을 선포하여라. 말하여라.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으라. 그것들을 행하라.

7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간곡히 경고했다. 일찍 일어나 경고하며 말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8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각자가 그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으로 걸어갔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져왔다 — 내가 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모

9 야훼가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음모가 발견되었다.

10 그들이 이전 조상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다. 내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자들에게. 그들도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겼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11 그러므로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겠지만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서 자기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신들이 그들의 재앙의 때에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13 유다야, 네 신들의 수가 네 성읍들의 수 같고, 예루살렘의 수치스러운 것들에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의 수가 그 거리들의 수 같다.

14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울부짖거나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재앙으로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 — 7:16에서 이미 나왔다. 이제 두 번째다. 예레미야는 중보 기도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다 —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이 했던. 그 역할이 막힌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심각한 금지다.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막혔다.





푸른 올리브나무

15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많은 자들과 사악한 일을 꾸몄는데. 거룩한 고기가 네 악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는 기뻐하겠느냐?

16 야훼가 너를 아름다운 열매가 달린 푸른 올리브나무라고 불렀다. 큰 소리와 함께 그가 그 위에 불을 놓을 것이다. 그 가지들이 부러질 것이다.”

17 만군의 야훼, 너를 심으신 분이 네게 재앙을 선고하셨다 —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 때문에.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하여 나를 노하게 한 것 때문에.

올리브나무 이미지 — 시편 52:8(“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다”)과 대조된다. 아름다운 올리브나무였는데, 불이 놓인다. 이것이 심판이다.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불에 타도 그루터기에서 다시 자란다 — 이 이미지의 끝에 희망이 숨어 있다. 이사야 6:13의 “거룩한 씨는 그루터기”처럼.





첫 번째 음모 — 아나돗

18 야훼가 내게 알려주셨다. 나는 알았다. 그 때 당신이 내게 그들의 행동들을 보여주셨다.

19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다. 그들이 나에 대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몰랐다.

“그 나무를 그 열매와 함께 파괴하자.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를 끊어내자.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않도록.”

20 그러나 만군의 야훼여,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 내가 당신에게 내 사건을 맡깁니다. 내가 당신의 그들에 대한 복수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 원인을 드러냈습니다.

21 그러므로 야훼가 아나돗(Anathoth)의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 그들이 네 목숨을 찾아서 말한다.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죽겠다.”

22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을 처벌하겠다. 그 젊은이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이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23 그들 중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의 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아나돗 — 예레미야의 고향. 그를 죽이려 한 첫 번째 사람들이 그의 고향 사람들이다. 고향 사람들의 배반 — 예수도 나사렛에서 같은 경험을 한다(누가복음 4:24,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이미 첫 박해에서 이 패턴을 보여준다. 더 나쁜 것은 나중에 드러나는데, 이 음모에 그의 형제들도 가담했다는 것이다(12:6).

다음 장 —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합니까.” 욥기적 항변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터진다.




예레미야 12장 —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합니까


예레미야의 항변

1 야훼여, 내가 당신에게 다툴 때마다 당신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공의의 문제들을 말하겠습니다. 왜 악인들의 길이 형통합니까? 왜 배신하는 자들 모두가 편안합니까?

2 당신이 그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입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에서는 멀리 있습니다.

3 그러나 야훼여,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당신이 나를 보십니다. 당신이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도살장을 위해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살육의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하십시오.

4 이 땅이 얼마나 오래 슬퍼해야 합니까? 온 들의 풀이 얼마나 오래 말라야 합니까? 그 안에 사는 자들의 악함 때문에 짐승들과 새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우리 마지막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합니까(מַדּוּעַ דֶּרֶךְ רְשָׁעִים צָלֵחָה)” — 욥기 21장의 욥의 항변, 시편 73편의 아삽의 고뇌, 하박국 1:13의 질문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물음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 한 아나돗 사람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묻는다. 이 질문은 신학의 가장 오래된 상처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책이 그것과 씨름한다.





야훼의 역(逆)대답

5 “네가 보행자들과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들과 경쟁하겠느냐? 평화로운 땅에서 안전하지 않다면 요르단강의 무성한 숲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6 심지어 네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도 그들도 너를 배신했다. 심지어 그들도 너를 향해 큰 소리로 부른다. 그들이 좋은 것들을 말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마라.”

야훼의 역대답 — 예레미야의 질문에 위로가 오지 않는다. 오히려 더 힘든 것이 앞에 있다는 경고가 온다. “지금도 힘드냐? 더 힘든 것이 온다.” 이것은 잔인해 보이지만, 예레미야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까지 배신자라는 것 — 이것이 11:21의 아나돗 사람들에 이어 더 깊은 배반이다. 예레미야 자신의 가족이 적이다. 예수가 마태복음 10: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할 때, 이 패턴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야훼의 유산이 버려졌다

7 “나는 내 집을 버렸다. 내 유산을 내팽개쳤다. 내 영혼의 사랑하는 자를 그 원수들의 손에 넘겼다.

8 내 유산이 내게 숲의 사자처럼 되었다. 그것이 나를 향해 소리를 높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미워했다.

9 내 유산이 내게 얼룩진 새 같다. 새들이 그 주위를 에워쌌다. 오너라, 들의 모든 짐승들을 모아라. 먹으러 오라.

10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망쳤다. 내 밭을 짓밟았다. 내 아름다운 밭을 황폐한 광야로 만들었다.

11 그것이 황폐하게 되었다. 슬퍼하며 내게 황폐하다고 한다. 온 땅이 황폐하다. 아무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12 파괴자들이 광야의 모든 민둥한 곳들로 왔다. 야훼의 칼이 땅 끝에서 땅 다른 끝까지 삼킬 것이다. 모든 육체가 평안이 없다.

13 그들이 밀을 심었으나 가시들을 거두었다. 그들이 수고하였으나 아무 유익이 없다. 야훼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다.”

“내 유산을 내팽개쳤다” — 야훼 자신의 심정이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유산이다(신명기 4:20). 유산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다. 이 언어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것, 소유자가 아끼는 것을 버리는 것의 언어다. 야훼도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 — 예레미야서의 일관된 신학이다. 심판은 야훼의 감정적 고통을 통과해서 나온다.





회복의 약속

14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준 유산에 손댄 내 악한 이웃들 모두에 대해 — 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뿌리째 뽑겠다.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뿌리째 뽑겠다.

15 내가 그들을 뿌리째 뽑은 다음에는 내가 다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각자를 그의 유산으로, 각자를 그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16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의 길들을 정말로 배운다면 — 야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마치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도록 가르쳤듯이 —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17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뿌리째 뽑고 파괴하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이방 민족들을 향한 회복 약속 — 예레미야 1:10에서 예레미야가 “민족들에 대한” 예언자로 임명되었음을 기억하라. 심판만이 아니라 회복도 민족들에게 열린다. 야훼의 길을 배우는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다. 이것은 이사야의 보편주의(이사야 56:6-7)와 맥을 같이한다. 예레미야서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심판서가 아닌 이유다.

다음 장 — 베 띠의 비유. 예레미야가 유프라테스강으로 가서 띠를 감춘다. 그리고 돌아가서 꺼낸다. 썩어 있다.




예레미야 13장 — 베 띠의 비유


유프라테스로 가라

1 야훼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베 띠를 사라. 네 허리에 두르라. 물에 담그지 마라.”

2 내가 야훼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3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내게 임했다.

4 “네가 사서 허리에 두른 띠를 가지고 일어나라. 유프라테스(Euphrates)로 가서 그 강가 바위틈에 감추라.”

5 내가 가서 야훼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유프라테스강 가에 그것을 숨겼다.

6 오랜 날 뒤에 야훼가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거기 감추라고 명한 띠를 꺼내라.”

7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감춘 곳을 파서 띠를 꺼냈다. 보라, 그 띠가 썩어 있었다. 아무 쓸모가 없었다.

유프라테스(פְּרָת, 페라트)를 두 번 왕복하는 행위 예언 — 이것은 실제 여정인가, 환상인가?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강까지는 약 700킬로미터다. 왕복이면 1,400킬로미터.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여정이 아니라 환상 속의 행위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실제였다고 보기도 한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몸을 예언의 도구로 사용한 예언자다 — 독신으로 살고(예레미야 16:2), 장례식에 가지 않고, 결혼 잔치에도 가지 않는다. 베 띠의 왕복이 실제였다면, 예레미야는 수년을 이 여행에 썼다. 그러나 그 비유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페라트(פְּרָת)” — 유프라테스의 히브리어 이름. 또한 일부 학자들은 “파라(Parah)”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아나돗 근처 약 6킬로미터에 있는 지명이다. 그렇다면 여정이 훨씬 짧다. 어느 쪽이든 의미는 같다. 바빌로니아를 상징하는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썩어버린 띠.





썩은 띠의 의미

8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9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10 이 악한 백성, 내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으로 걷는 자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 — 그들이 이 띠처럼 될 것이다. 아무 쓸모없게 될 것이다.

11 띠가 사람의 허리에 달라붙듯이, 나는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이 내게 달라붙게 했다 —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이름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베 띠 — 이집트 제사장들은 베 띠를 입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베로 만든 의복을 입었다. 베 띠는 종교적 맡음새, 거룩한 소속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물에 담그지 말라고 했다 — 씻지 말라. 그 상태로 바위틈에 숨겨두면 당연히 썩는다. 이스라엘이 야훼와 “접촉”을 잃어버린 것이 이와 같다. 야훼의 말씀의 물에 씻기지 않은 채, 세상의 바위틈에 숨어 있던 것이다.





포도주 단지

12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단지에 포도주를 채워야 한다.’”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물론 우리가 모든 단지에 포도주를 채워야 함을 알지 못합니까?”

13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다윗(David)의 보좌에 앉는 왕들을, 제사장들을, 예언자들을,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취하게 할 것이다.

14 내가 그들을 각자 그의 형제에 맞서, 아버지들과 아들들도 함께 부딪힐 것이다. 내가 자비도, 긍휼도 갖지 않겠다. 연민도 없이 그들을 파괴하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포도주 단지 비유 — 이 비유는 충격을 통해 가르친다. 포도주 단지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당연하다 — 그렇다고 동의하게 한 다음, 그것이 심판의 비유임을 알려준다. 동의를 얻고 나서 판결을 내리는 예언 기법이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어린 양의 비유를 들려주는 방식과 같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예레미야 25:15-28)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 취하게 할 것이다. 판단력을 잃게 할 것이다.





교만하지 마라

15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마라. 야훼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6 어둠이 오기 전에, 네 발이 어두운 산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네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빛을 기다리는 동안 그가 그것을 사망의 그늘로 만들고 빽빽한 어둠으로 바꾸기 전에.

17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교만 때문에 은밀히 울겠다. 눈물로 심히 울겠다. 야훼의 양 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다.





왕과 왕비에게

18 왕에게와 왕비에게 말하여라.

“겸손하게 앉으라. 너희의 화려한 면류관이 너희 머리에서 내려왔다.

19 네겝의 성읍들이 닫혔다. 열 자가 없다. 유다 전체가 포로로 잡혀갔다.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다.”

왕과 왕비 —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 왕과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Nehushta)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원전 597년 바빌로니아 1차 포로 때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잡혀갔다(열왕기하 24:15). 예레미야는 그것이 오기 전에 이것을 예언했다.





예루살렘의 수치

20 네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아라. 네게 주었던 양 떼는,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 있느냐?

21 네가 가르쳤던 자들을 그 위에 통치자로 세울 때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고통이 네를 붙잡지 않겠느냐? 해산하는 여자처럼?

22 네가 마음속으로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는가?’라고 말한다면 네 죄악의 많음 때문에 네 옷자락이 벗겨졌고 네 발꿈치가 폭력을 당했다.

23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악에 익숙한 자들로서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 이 구절은 피부색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랜 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는 비유로 쓰였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인종차별적 함의가 없었다. 이것은 불변성의 비유다 — 본성처럼 굳어진 죄의 습관. 그러나 예레미야서의 역설은 31장에서 온다 — 야훼가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것이다. 표범의 반점을 바꾸지 못하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야훼가 새 언약으로 바꾸신다.





바람에 흩어진 겨

24 “내가 그들을 광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겠다.

25 이것이 네 몫이다. 내가 너에게 정한 분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네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거짓에 의탁했기 때문이다.

26 그러므로 나도 너의 치마를 네 얼굴 위에 들겠다. 네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27 네 간통과 네 울부짖음과 들판의 언덕 위에서의 네 음란한 몸부림과 네 역겨운 것들을 나는 보았다. 예루살렘아, 화가 있다. 얼마나 오래 지나야 네가 정결하겠느냐?”

1-13장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첫 부분이 완성된다. 소명(1장)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배신(2-6장), 성전 설교(7장), 통곡(8-9장), 우상 풍자(10장), 언약의 파기(11장), 항변(12장), 베 띠(13장)까지 — 이것은 하나의 아치다. 소명받은 예언자가 배신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고하고, 그 안에서 자신도 함께 무너지는 아치. 그러나 1:10의 두 동사 — “세우고, 심기” — 가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다. 31장의 새 언약이 그 쪽에 있다.

다음 장 — 기근의 예언. “우리 죄악이 우리에 맞서 증언합니다. 야훼여, 우리를 위해 행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예레미야 14장 — 가뭄, 그리고 두 번의 거절


땅이 갈라지다

1 가뭄에 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다.

2 유다가 슬퍼하고, 성문들이 쇠약해졌다.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통곡한다.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올라온다.

3 귀인들이 자기 종들을 물 길으러 보냈다. 그들이 웅덩이들로 갔으나 물을 찾지 못했다. 빈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수치스러워 얼굴을 가렸다.

4 땅에 비가 없으므로 밭 갈이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했다. 농부들이 머리를 가렸다.

5 들판의 암사슴도 새끼를 낳았으나 풀이 없으므로 새끼를 버리고 떠났다.

6 들나귀들이 민둥산 위에 서서 승냥이처럼 숨을 헐떡였다.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졌다.

가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야훼의 진노의 징표였다. 신명기 28:23-24 —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 암사슴이 새끼를 버리는 장면은 모성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연 질서의 붕괴가 사회 질서의 붕괴보다 먼저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중보

7 “비록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거슬러 증언할지라도 야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소서. 우리의 반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8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하룻밤 묵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9 어찌하여 어쩔 줄 모르는 사람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하시나이까? 야훼여,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 중보자 예레미야가 쓰는 논거다.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니라 야훼의 명예를 호소한다. 모세도 같은 논거를 썼다(출애굽기 32:11-13). 중보는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름에 호소한다.





야훼의 거절

10 이 백성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방랑하기를 좋아하고 발을 억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야훼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11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마라.

12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소멸하겠다.”

야훼가 중보 자체를 금지하는 장면이다. 예레미야 7:16, 11:14에도 같은 명령이 나온다. 중보자의 가장 큰 고통은 중보 자체가 막히는 것이다. 예언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것을 경험한다.





거짓 예언자 문제

13 내가 말했다. “아, 주 야훼여. 보소서,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칼을 보지 않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오지 않겠고, 이 곳에서 참된 평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14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 환상과 점복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이다.

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않은 이 예언자들에 대하여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으리라’고 말하지만 그 예언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끝날 것이다.

16 그들의 예언을 들은 백성도 기근과 칼 때문에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그들을 장사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남녀와 자녀들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을 것이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중보

17 너는 이 말을 그들에게 하여라.

“내 눈이 눈물을 흘려라, 밤낮 끊이지 말아라. 처녀 딸 내 백성이 크게 상하여 무서운 상처를 입었구나.

18 내가 들에 나가보니 칼에 죽은 자들이 있고. 내가 성읍에 들어가니 기근으로 병든 자들이 있었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다.”

19 주께서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나이까? 시온을 싫어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셨는데 치유가 없나이까? 평화를 바랐으나 좋은 것이 없고 치유의 때를 기다렸으나 두려움뿐입니다.

20 야훼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21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혐오하지 마소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깨뜨리지 마소서.

22 이방의 우상들 중에 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있나이까? 하늘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오직 당신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나이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14장은 중보-거절-재중보의 구조로 된 전례(典禮) 문학이다. 이스라엘의 공동 탄식시(시편 44편, 74편, 80편)와 같은 장르다. 예레미야는 혼자이지만 민족의 입술이 된다. 15장에서 야훼는 다시 거절하고, 그 거절 앞에서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는다.



다음 장 — 야훼는 세 번째 거절을 선언한다.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고. 그 말 앞에서 예레미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탄생을 저주에 가까운 말로 탄식한다.




예레미야 15장 — 모세도 사무엘도 소용없다


세 번의 거절

1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선다 해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하지 않겠다.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이 나가게 하라.

2 그들이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이까?’ 하면 그들에게 말하여라. 야훼가 말씀하신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3 내가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칼로 죽이고, 개로 끌게 하고,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먹게 하고 멸망케 하려 함이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출애굽기 32:11-14) 야훼의 마음을 돌렸다. 사무엘은 블레셋 위기 때(사무엘상 7:9) 백성 편에 섰다. 구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두 중보자를 들어 — “그들이 와도 안 된다”고 야훼가 선언한다. 문이 닫혔다는 선언이다.





므낫세의 죄

4 내가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때문이다.

5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누가 네 평안을 물으러 가겠느냐?

6 야훼가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버렸다. 뒤로 물러섰다. 내가 너를 향해 손을 펼쳤다. 파멸시키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7 내가 나라의 성문들에서 그들을 키로 까불어 자녀 없게 했다. 내 백성이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8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다. 대낮에 파멸자를 보냈다. 갑자기 젊은이의 어머니를 향해 공포를 떨어뜨렸다. 공황과 두려움이 갑자기 그녀에게 임했다.

9 일곱을 낳은 여인이 쇠약해졌다. 숨을 거뒀다. 그녀의 해가 아직 대낮인데 졌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 남은 자를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칼에 넘겨주겠다. 야훼의 말이다.”

므낫세 — 열왕기하 21장에 따르면 55년을 통치한 유다의 가장 긴 통치자이자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된다. 그는 힌놈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로 태우는 제의를 행하고(21:6), 성전 안에 이방 제단을 세웠다. 열왕기하 21:11-13 — “므낫세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 내가 예루살렘을 닦아 없애기를 …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기원전 627년 이후)보다 므낫세의 통치(기원전 697-642년)가 먼저지만, 그 죄악의 무게가 이후 세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신학이 여기 반영된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고백

10 내 어머니여, 당신이 나를 낳은 것이 슬프도다. 온 땅이 다투고 싸우는 자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빌려주지도 않았고 사람이 내게 빌리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나를 저주한다.

11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재난이 네게 임할 때와 고통의 때에 원수가 너를 섬기도록 만들겠다.

12 북방의 철과 놋을 부러뜨릴 자가 있겠느냐?

13 네 모든 죄악 때문에 네 재물과 보물을 값없이 노략하게 하겠다. 네 모든 국경 안에서.

14 내가 네 원수들과 함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어가겠다. 내 분노의 불이 너희에게 붙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고통 — 더 깊은 곳에서

15 야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돌아보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갚으소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나를 빼앗지 마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받는 것을 아소서.

16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내가 그것을 삼켰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었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17 나는 즐거운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손 때문에 혼자 앉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18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계속됩니까? 어찌하여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를 거부합니까? 주께서 내게 거짓말하는 시내 같이, 불확실한 물 같이 되시렵니까?

“거짓말하는 시내” — 건기에 말라버리는 와디(wadi)를 가리킨다. 팔레스타인의 강 대부분은 우기에만 흐르고 건기에 완전히 마른다. 물을 기대하고 갔다가 마른 강바닥만 보는 것. 예레미야는 야훼를 그 마른 강에 비교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가장 위험한 신앙의 언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실된 고백이기도 하다 — 신앙은 감정의 검열을 요구하지 않는다.





야훼의 응답

19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네가 내 앞에 서겠다.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골라내면 내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네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20 내가 이 백성에 대하여 너를 튼튼한 놋 성벽으로 만들겠다.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건지겠다. 야훼의 말이다.

21 내가 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건지겠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겠다.”

15장의 구조는 탄식 시편의 패턴 — 고통 표현, 하나님에 대한 고발, 신뢰 확인, 응답 — 을 따른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것이 더 날 것이다. “당신이 내게 거짓말하는 시내 같이 되시렵니까” — 이 한 줄에 신앙인의 가장 솔직한 위기가 담겨 있다. 야훼의 응답은 회복을 약속하지만 조건이 있다. “네가 돌아오면.” 예언자도 회개가 필요하다.



다음 장 —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자녀를 낳지 말라고. 이 명령 자체가 메시지다.




예레미야 16장 — 결혼하지 마라, 이 땅에서


결혼 금지 명령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마라. 아들과 딸을 낳지 마라.

3 이 땅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에 대하여, 이 땅에서 그들을 낳는 어머니들과 그들을 낳게 하는 아버지들에 대하여 야훼가 말씀하신다.

4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을 것이다. 슬픔도 없이, 장사도 없이. 그들은 지면의 거름이 될 것이다. 칼과 기근으로 끝날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결혼하지 않았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독신은 사실상 저주였다. 결혼과 자녀는 야훼의 축복의 증거였고, 사회적 정체성의 핵심이었다. 호세아에게 야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배신을 드러냈다. 예레미야에게는 반대 방향이다 — “결혼하지 마라.” 이 땅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몸으로 사는 예언은 말로 하는 예언보다 더 무겁다.





애도 금지 명령

5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통곡하러 가지 마라. 그들을 위해 슬피 울지 마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화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이다. 인자와 긍휼도 없앴다.

6 큰 자도 작은 자도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장사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통곡하지도, 몸을 베지도, 머리를 밀지도 않을 것이다.

7 슬픔의 빵을 떼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부모로 인해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해 위로의 잔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고대 근동의 애도 풍습 —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쓰고, 살을 베고, 머리를 밀고, 이레 동안 앉아서 방문객들과 함께 먹었다. 요셉이 야곱을 위해 70일을 슬퍼했다(창세기 50:3). 예레미야에게 애도 자체가 금지된다. 이것은 개인적 냉담함이 아니라 신학적 선언이다 — 곧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애도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





잔치 금지 명령

8 “너는 잔치 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그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지 마라.”

9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곳에서, 너희 목전에서, 너희 생전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끊어버릴 것이다.”





이유 — 조상의 죄

10 네가 이 모든 말을 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물을 것이다. “야훼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 모든 큰 재앙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훼 우리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11 그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며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12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너희가 각각 자기 악한 마음의 굳은 것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13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몰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던질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낮과 밤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돌아오는 날의 약속

14 야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온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올려내신 야훼’로 맹세하지 않고 15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들을 쫓아낸 모든 나라들에서 올려내신 야훼’로 맹세할 날이 온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16:14-15는 위로의 약속이다. 두 번째 출애굽이 첫 번째 출애굽을 가릴 것이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귀환이 출애굽보다 더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사야 43:18-19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와 같은 신학이다.





열방에서의 귀환

16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보내겠다. 야훼의 말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낚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냥꾼을 보내겠다. 그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할 것이다.

17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에 있다. 내 앞에서 숨길 수 없다. 그들의 죄악이 내 눈 앞에서 숨겨지지 않는다.

18 먼저 내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두 배로 갚겠다. 그들이 내 땅을 그들의 미운 것들의 시체와 가증한 것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고백과 열방의 귀환

19 야훼여,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여,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로 올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짓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헛된 것들을, 전혀 쓸모없는 것들을.

20 사람이 신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이 아닙니다.”

21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번에는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겠다. 그들이 알 것이다. 내 이름이 야훼임을.”

16장은 예레미야 개인 생애에서 가장 혹독한 명령이 담긴 장이다. 결혼 금지, 애도 금지, 잔치 금지 — 세 개의 금지가 연속된다. 이것은 박탈의 신학이다. 즐거움도, 슬픔도, 공동체도 — 예언자는 이 모든 것에서 물러서야 한다. 그 외로움 자체가 설교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삶이 설교한다.



다음 장 — 안식일 준수 명령이 성문 앞에서 선포된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가장 어두운 진단을 내린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 마음의 거짓과 안식일


유다의 죄가 새겨지다

1 유다의 죄는 철필로 새겨졌다. 금강석 끝으로 그들의 마음 판과 제단 뿔에 새겨졌다.

2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과 우거진 나무들 아래 제단들과 아세라 상들을 기억한다.

3 내 산, 들판의 산이여, 네 모든 국경 안에 있는 재물과 모든 보물을 약탈을 위해 내가 줄 것이다. 네 모든 죄악 때문에.

4 내가 네게 준 유업에서 네 손이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네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분노의 불을 피웠기 때문이다. 영원히 탈 것이다.





두 길 — 사람을 믿는 자와 야훼를 믿는 자

5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을 믿고 살을 자기 힘으로 삼으며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6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이 올 때 보지 못할 것이다.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않는 소금 땅에 거주할 것이다.

7 야훼를 신뢰하며 신뢰가 야훼에게 있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8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강으로 뿌리를 뻗는다. 더위가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잎이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하지 않는다.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는다.”

17:5-8의 대조 구조는 시편 1편과 거의 평행하다. 시편 1편 —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예레미야는 이 지혜의 언어를 가뭄의 현실 속에서 다시 꺼낸다. 메마른 땅에서 푸른 나무의 이미지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가뭄을 직접 경험한 청중에게 이 대조는 살점에 닿는 말이다.





마음의 진단

9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10 나 야훼는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여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갚는다.

17:9 —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히브리어: 아콥 하레브 미콜 — עָקֹב הַלֵּב מִכֹּל). 이 구절은 종교개혁 신학의 중심 전거 중 하나가 되었다. 칼뱅과 루터의 ‘전적 타락(Total Depravity)’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인용되었다. ’거짓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콥(עָקֹב)’은 ’야곱(야아콥)’과 같은 어근이다 —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야곱의 이름 자체가 속이는 본성을 가리켰듯, 인간의 마음에 그 야곱적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11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처럼 불의로 재물을 모은 자도 그렇다. 한창 때에 그 재물이 그를 떠나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12 영광의 보좌여, 태초부터 높고 우리의 성소여.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주를 버리는 자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나를 떠난 자들은 흙에 새겨질 것이다. 생수의 원천이신 야훼를 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

14 야훼여, 나를 치료하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15 보소서, 그들이 내게 말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루어지게 하라.”

16 나는 주를 따르는 목자가 되기를 피하지 않았고 재난의 날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주 앞에 있습니다.

17 나의 두려움이 되지 마소서. 재난의 날에 주는 내 피난처입니다.

18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소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재난의 날을 그들에게 오게 하소서. 두 배의 파멸로 그들을 부수소서.

예레미야의 고백들(히브리어 학계에서는 ‘예레미야의 탄식’ 또는 ’고백들’로 부른다)은 11:18-23, 12:1-6, 15:10-21, 17:14-18, 18:18-23, 20:7-18 여섯 단락으로 구성된다. 이것들은 시편의 개인 탄식시와 같은 장르다. 그러나 시편의 탄식은 대체로 익명이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실명의 예언자가,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맞서 부르짖는다. 그 점에서 더 날카롭고 더 위험하다.





안식일 명령

19 야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유다 왕들이 드나드는 백성의 문에 서라. 또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에 서라.

20 그들에게 말하여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아, 야훼의 말을 들어라.

21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삼가라.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마라.

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오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한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라.

23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고 훈계를 받지 않았다.

24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읍의 문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

25 그 때에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이 성읍의 문으로 전차와 말을 타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성읍은 영원히 살 것이다.

26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변에서, 베냐민 땅과 낮은 지대와 산지와 네게브에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가져와 야훼의 전으로 올 것이다.

27 그러나 만약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그 문들에 불을 놓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단순한 종교 규례가 아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가리키는 신호다. 신명기 신학에서 안식일은 출애굽 기념이기도 하다 — “너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신명기 5:15). 짐을 내려놓는 것은 해방의 언어다. 예레미야가 성문에서 안식일 설교를 하는 것 — 그 문들이 짐 나르는 사람들로 붐비는 바로 그 자리에서 — 은 구체적 현실에 박힌 말씀이다.



다음 장 —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곳에서 야훼는 진흙과 손과 물레를 통해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18장 — 토기장이의 집


토기장이에게로 내려가라

1 야훼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2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서 내 말을 들려주겠다.”

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가 물레로 일하고 있었다.

4 그가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그의 손에서 깨졌다.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었다.

토기장이의 집(히브리어: 베트 하요체르 — בֵּית הַיּוֹצֵר)으로 내려가는 것은 계시를 위한 여행이다. 예레미야는 거기서 강연을 듣지 않는다. 목격한다. 본문은 깨짐과 다시 만듦의 실제 과정을 서술한다. 물레가 돌고, 손이 빚고, 그릇이 찌그러지고, 같은 진흙으로 새 모양이 잡힌다. 신학이 작업장에서 시작한다.





토기장이의 손 — 야훼의 손

5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6 “이스라엘 집이여, 이 토기장이가 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행할 수 없겠느냐? 야훼의 말이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7 때로는 어떤 나라와 나라, 어떤 왕국에 대하여 뽑으며 파괴하며 멸하겠다고 선언한다.

8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 선언한 그 나라가 자기 악에서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겠다.

9 또 때로는 어떤 나라와 왕국에 대하여 세우고 심겠다고 선언한다.

10 그러나 그들이 내 눈 앞에 악을 행하며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선을 베풀겠다고 선언한 것을 돌이키겠다.

11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빚고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18:7-10의 조건부 신학 — 이것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리 중 하나다. 야훼의 심판 선언과 축복 선언은 모두 응답에 따라 달라진다. 요나서의 신학도 같다 — 니느웨가 돌아오자 야훼가 재앙을 거두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21에서 이 토기장이 본문을 인용하여 예정론을 논한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 덩어리로 어떤 것은 귀히 쓸 그릇을, 어떤 것은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나 예레미야 본문 자체는 오히려 역동적이다 — 토기장이의 손이 이미 만든 것을 다시 빚는다. 심판도 구원도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 대화 중에 있다.





백성의 거절

12 그러나 그들이 말한다. “그것은 헛된 일이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각각 자기 악한 마음의 굳은 것을 따라 행할 것이다.”





자연의 고발

13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열방 중에서 들어보라.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처녀가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14 레바논의 눈이 바위에서 사라지겠느냐? 다른 곳에서 흘러오는 차고 시원한 물이 끊어지겠느냐?

15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헛된 것에 분향했다. 그들의 길에서, 옛 길에서 그들을 비틀거리게 한 것들이. 평탄하지 않은 샛길로 걷게 했다.

16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영원한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그 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고 머리를 흔들 것이다.

17 동풍처럼 내가 그들을 그 원수들 앞에서 흩겠다. 재난의 날에 내 등을 보여주겠다. 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겠다.”

“레바논의 눈” — 헤르몬 산 정상의 만년설을 가리킨다. 여름에도 녹지 않는 눈, 항상 흐르는 시내가 자연의 충실함의 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듯이 자연은 제 길을 간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야훼를 버렸다. 눈도 물도 제 길을 지키는데, 백성이 창조자를 버렸다. 자연이 인간을 고발하는 구조다.





예레미야를 향한 음모

18 그들이 말했다. “자,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자에게서 모략이, 예언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혀로 그를 치자. 그의 어떤 말도 귀담아듣지 말자.”

세 가지 전통 기관이 나열된다. 제사장은 토라를, 지혜자는 모략을, 예언자는 말씀을 공급한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것에 맞선다. 그들의 논리는 — “예레미야 없이도 제도가 작동하니 그를 제거해도 된다”는 것이다. 제도가 예언자를 삼키려 하는 순간이다.





예레미야의 세 번째 고백

19 야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대적자들의 말을 들으소서.

20 선을 악으로 갚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해 구덩이를 팠습니다. 나는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었습니다.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21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넘기소서. 칼의 권세 아래 쓰러지게 하소서. 그 아내들이 자녀 없이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 남편들이 사망에 죽임을 당하게 하소서. 그 젊은이들이 전쟁 중에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소서.

22 군대가 갑자기 그들에게 올 때 그들 집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게 하소서.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에 올가미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23 야훼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모든 계획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소서.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소서.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노의 때에 그들을 이렇게 대하소서.

예레미야의 고백 중 가장 어두운 저주 기도다. 원수의 자녀들, 아내들, 남편들, 젊은이들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이것은 시편 109편, 137편과 같은 복수 시편의 언어다. 신학적으로 이런 기도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고통의 솔직한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가장 날 것의 감정으로 읽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예레미야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자서 복수하지도 않는다. 야훼 앞에 가져간다.



다음 장 — 깨진 항아리를 들고 힌놈 골짜기로 가라. 그것을 깨뜨려라. 그것이 이 도성이 당할 것이다.




예레미야 19장 — 깨진 항아리, 힌놈 골짜기


항아리를 사 오라

1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토기장이의 항아리를 사 오라.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장로들 몇을 데리고

2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나가라. 하르수 문 어귀에. 거기서 내가 네게 말할 말을 선포하라.

3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라. 야훼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듣는 자마다 귀가 울릴 것이다.

4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이방 신들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 곳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들이나 그 조상들이나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무죄한 자들의 피로 이 곳을 채웠다.

5 그들이 바알의 산당들을 세우고 자기 자녀들을 불로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랐다. 내가 명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고, 내 마음에 오르지도 않은 것이다.”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게 힌놈 — גֵּי בֶן הִנֹּם)” — 예루살렘 성벽 서남쪽과 남쪽을 감싸는 골짜기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신약의 ’게헨나(Gehenna)’의 어원이다. 예수는 지옥을 가리킬 때 게헨나라는 말을 썼다(마태복음 5:22, 29, 30; 10:28; 18:9; 23:15, 33). 그 말 뒤에는 자녀들을 불로 태우던 이 골짜기의 역사가 있다. 지옥의 별명이 예루살렘의 한 골짜기 이름에서 온 것이다.





심판 선언

6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이다. 이 곳이 다시는 도벳(Topheth)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불리지 않고 살육의 골짜기라고 불릴 것이다.

7 내가 이 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략을 무너뜨리겠다. 원수들 앞에서 칼로 그들을 죽이겠다. 그들의 시체를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8 이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곁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고 그 모든 재앙으로 인해 비웃을 것이다.

9 내가 그들로 자기 아들들의 살과 딸들의 살을 먹게 하겠다. 그들이 각각 자기 친구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그들을 포위하는 환난과 고통 중에.”

포위 중 극단적 기근의 역사 —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당시 실제로 발생했다. 예레미야애가 4:10 — “처녀 딸 내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긍휼히 여기는 부녀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언이 역사가 되는 순간이다.





항아리를 깨뜨려라

10 “그 때 너는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부수어라.

11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부수어지면 다시 온전할 수 없듯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이렇게 부수겠다. 도벳에서는 매장할 곳이 없어 장사할 것이다.

12 야훼의 말이다. 내가 이 곳과 이 곳 주민들에게 이렇게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처럼 만들겠다.

13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모든 집들에서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으므로 도벳 땅처럼 불결해질 것이다.”

항아리 깨뜨리기는 퍼포먼스 예언이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런 행위 예언이 여럿 있다. 이사야가 삼 년간 벌거벗고 다닌 것(이사야 20장), 에스겔이 성읍의 모형을 만들고 포위하는 시늉을 한 것(에스겔 4장),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호세아 1장).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인다. 그 몸의 행위가 말보다 오래 남는다.





성전 뜰로 돌아오다

14 예레미야가 야훼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왔다. 야훼의 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15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성읍과 그에 속한 모든 성읍에 내가 선언한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벳(Topheth)은 힌놈 골짜기 안의 한 장소로 추정된다. 자녀를 불로 태우는 의식이 행해진 곳이다. 열왕기하 23:10에서 요시야 왕이 이 도벳을 더럽혀 그 제의를 중단시켰다. 예레미야는 그 장소에서, 실제 항아리를 들고, 실제로 깨뜨린다. 장소와 행위와 말이 하나로 수렴하는 순간이다. 다음 장에서 이 설교가 예레미야를 폭행으로 이끈다.



다음 장 — 성전 감독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차꼬를 채운다. 석방된 예레미야는 바스훌에게 새 이름을 준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고백이 터진다.




예레미야 20장 — 내가 태어난 날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바스훌의 폭행

1 이므엘의 아들 바스훌(Pashhur · ㉸ 파스후르)은 야훼의 전에서 두령 제사장이었다. 그가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2 바스훌이 예레미야 예언자를 때렸다. 그를 야훼의 전 베냐민 위쪽 문(Benjamin Gate)의 차꼬에 채웠다.

3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차꼬에서 풀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하지 않고 마고르 미사비브(Magor-Missabib)라 하셨다.”

마고르 미사비브는 “사방의 공포”라는 뜻이다. 새 이름 부여는 구약에서 변화된 정체성과 운명을 가리킨다. 아브라함, 야곱,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었다.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 것은 저주다. 공포가 그의 이름이 된다.

4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너 자신에게도 공포가 되게 하고 네 모든 친구들에게도 공포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줄 것이다.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가 그들을 칼로 칠 것이다.

5 내가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모든 수고로 얻은 것과 모든 진귀한 것을 넘겨주겠다.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이 그것을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6 바스훌아,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로 가겠다. 바벨론으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거기서 묻힐 것이다. 너와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모든 친구들이.”





예레미야의 가장 깊은 고백

7 야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고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습니다. 내가 날마다 놀림거리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비웃습니다.

“권유하셨다”(히브리어: 피타니 — פִּתִּיתַנִי). 이 동사의 원형 ’파타(פָּתָה)’는 일반적으로 “유혹하다”, “속이다”, “꾀다”는 뜻이다. 출애굽기 22:16에서 이 동사는 처녀를 꾀어 동침하는 남자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 예레미야가 야훼를 이 동사로 고발하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대담한 항변이다. 그는 야훼가 자신을 속여서 예언자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자신이 매일 당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믿음의 파탄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분노다. 하나님을 향한 고발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한다.

8 내가 말할 때마다 소리쳐야 합니다. 폭력과 멸망을 외쳐야 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날마다 치욕과 조롱이 됩니다.

9 “내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말해보아도 그것이 내 뼛속에서 불같이 타오릅니다. 억누르다가 지쳐서 할 수 없습니다.

“뼛속의 불” — 예언자가 침묵을 선택하려 했다가 실패하는 고백이다. 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이 그를 밀고 나온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담기 어려운 것을 담아야 하는 그릇이다. 이 이미지는 후대에 선교 신학, 순교 신학의 핵심 언어가 된다 —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다.

10 나는 많은 사람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사방의 공포라! 고발하라. 우리가 고발하자.” 내 모든 가까운 친구들도 내 넘어짐을 엿봅니다. “그가 혹시 꼬임에 빠지지 않을까? 우리가 그를 이겨서 복수하리라.”

11 야훼가 나와 함께 용사처럼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므로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 수치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12 만군의 야훼여, 의인을 시험하시는 분, 폐부와 마음을 보시는 분.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께 내 원수에 대한 복수를 맡겼습니다.

13 야훼께 노래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그가 가난한 자의 목숨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20:7-12는 극단의 절망과 신뢰가 한 단락에 공존한다. 탄식과 신뢰의 뒤섞임이 시편 22편을 닮았다 —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하여 “야훼께서 행하셨다”로 끝나는. 예레미야 20:13의 갑작스러운 찬양은 내면의 전환이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다. 야훼에 대한 신뢰가 탄식을 통과하여 남는다.





태어난 날의 저주

14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되지 못할지어다.

15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한 자가 저주받아라. “남자아이가 태어났소.” 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한 자가.

16 그 사람이 야훼가 후회 없이 뒤엎은 성읍들같이 되어라. 그가 아침에 부르짖음을 듣고 대낮에 함성을 들을 것이다.

17 어찌하여 태에서 나를 죽이지 않았는가?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고 그 배를 영원히 부른 채 둘 것을.

18 어찌하여 태에서 나왔는가? 고통과 슬픔을 보려고? 내 날들이 수치로 끝나게 하려고?

이 단락은 욥기 3장과 거의 같다. 욥 3:3 — “내가 난 날이 사라져라.” 두 사람은 같은 심연에서 같은 말을 꺼낸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먼저인지 욥의 탄식이 먼저인지 — 학자들은 성립 연대를 두고 논쟁하지만, 어느 쪽이 먼저든 이 언어는 히브리 전통 안에서 인간 고통의 극한을 표현하는 합법적 언어로 인정받았다. “내가 태어난 날” 저주는 절망의 극단이지만 자기 파괴의 언어가 아니다 — 야훼를 향한 탄식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 —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마가복음 14:36) — 와 연결하여 읽는 사람들이 있다. 두 경우 모두 선택이 아니라 사명을 짊어진 자의 끝에서 터지는 말이다.

20장 전체의 구조 — 바스훌 사건(1-6절) + 고백의 절정(7-18절).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여섯 고백 중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것이다. 예언자는 차꼬에서 풀린 뒤 원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탄생을 저주한다. 박해의 고통보다 존재 자체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고백이다.



다음 장 — 시드기야 왕이 사신을 보내 예레미야에게 묻는다. 바벨론이 공격한다. 야훼가 이적을 행하시겠는가?




예레미야 21장 — 시드기야의 사신, 그리고 생명의 길


왕의 사신이 오다

1 야훼에게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 왕이 말기야(Malchijah)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Maaseiah)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그에게 보낼 때였다.

2 그들이 말했다.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 물으소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놀라운 행하심에 따라 행하시어 그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기원전 597-587년).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포로로 데려간 뒤 그를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다.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신을 보낸다. “야훼가 기적을 행하시겠는가?”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의 신학의 문제를 드러낸다 — 그들은 야훼를 위기 관리자로 기대한다.





야훼의 답 — 야훼가 맞서 싸우신다

3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가 가진 전쟁 병기들을 성밖에서 바벨론 왕과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손에 가져온 것들을 이 성읍 안으로 모을 것이다.

5 내가 직접 편 손과 강한 팔과 진노와 분노와 큰 격노로 너희와 싸울 것이다.

6 이 성읍의 주민들을, 사람도 짐승도 내가 칠 것이다. 그들은 큰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7 그 다음에 야훼의 말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성읍의 백성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그들을 칼날로 치겠다. 아끼지도, 동정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야훼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전통이 있다. 출애굽기 14:14 —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런데 21장에서 야훼는 바벨론 편에서 싸우신다고 선언한다. 이 전도(顚倒)가 예레미야 신학의 핵심이다. 야훼의 심판 도구는 이스라엘의 원수다. 야훼의 충성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편들기가 아니라는 것 — 이것이 예레미야가 당대에 배신자 낙인을 받은 이유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8 “이 백성에게도 말하여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는다.

9 이 성읍에 남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이 그에게 전리품 같이 될 것이다.

10 내가 이 성읍을 향하여 구원이 아니라 재앙을 위해 얼굴을 고정했다. 야훼의 말이다. 그것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가 불로 이 성읍을 불사를 것이다.”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 이 말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낙인찍게 한 발언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적에게 투항하라는 예언자의 말은 정치적으로 국가 반역이다. 예레미야는 이 발언 때문에 반복적으로 체포되고 위협받는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닫지 않는다. 거짓 평화보다 진실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예언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왕실에 대한 심판

11 유다 왕실에 대하여. 야훼의 말을 들어라.

12 다윗의 집이여,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매일 아침 정의를 행하라. 억압받는 자를 착취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 진노가 불처럼 나와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악한 행위들 때문에.

13 야훼의 말이다. “골짜기의 주민아, 바위의 평지여, 나는 너희를 대적한다. 너희는 말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내려오겠느냐?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겠느냐?’

14 내가 너희의 행위의 열매대로 너희를 벌하겠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 숲에 불을 붙이겠다. 그 불이 주변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도성이었다. “누가 우리에게 내려오겠느냐”는 지형적 교만이다. 높은 곳의 안전감이 도덕적 교만과 결합된다. 야훼는 그 높은 곳까지 불이 닿는다고 말씀하신다.



다음 장 — 예레미야는 왕궁으로 내려가 유다의 왕들에게 차례로 말씀을 전한다. 살룸, 여호야김, 여호야긴에 대한 심판이 선언된다. “은나무 안의 둥지”를 기억할 것이다.




예레미야 22장 — 은나무 안의 둥지


왕궁으로 내려가라

1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라.

2 말하여라. 야훼의 말을 들으라. 유다 왕이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이여. 다윗의 보좌에 앉은 자여, 그리고 너희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너희 백성이여.

3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의와 의를 행하라. 압제당하는 자를 약탈자의 손에서 건지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잔혹하게 하지 말라.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4 만약 너희가 이 말을 행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들이 전차와 말을 타고 이 집의 문들로 들어올 것이다.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5 그러나 만약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야훼의 말이다. 이 집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레바논 목재로 지은 궁전

6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게 길르앗과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다.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광야로 만들겠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로.

7 내가 너를 칠 파괴자들을 준비하겠다. 각각 자기 도구를 가지고. 그들이 네 고른 백향목들을 베어 불에 던질 것이다.”

8 많은 나라가 이 성읍 곁을 지나갈 것이다.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에게 물을 것이다. “야훼가 어찌하여 이 큰 성읍에 이렇게 행하셨느냐?”

9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야훼 그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섬겼기 때문이다.”





살룸 — 돌아오지 못할 자

10 죽은 자를 위해 울지 마라. 그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끌려간 자를 위해 심히 울어라.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고 자기 고국을 다시 보지 못하겠기 때문이다.

11 야훼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살룸(Shallum),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자, 이 곳에서 나간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는 이 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12 그가 끌려간 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살룸은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다. 요시야가 므깃도 전투에서 죽은 뒤(기원전 609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으나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끌어내고 애굽으로 데려갔다. 그는 거기서 죽었다(열왕기하 23:31-34). 22:10의 “죽은 자”는 요시야를, “끌려간 자”는 여호아하스를 가리킨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다. 그러나 죽었으므로 운명이 끝났다. 살아서 포로로 끌려간 자가 더 불쌍하다 —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야김 — 불의로 집을 짓는 자

13 정의 없이 자기 집을 세우고 공정 없이 자기 다락방을 짓는 자는 화로다. 이웃을 값없이 부리고 품삯을 주지 않는 자는.

14 “내가 나를 위해 넓은 집과 윗방들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 창문을 낸다. 백향목으로 치장하고 붉은 칠을 한다.

15 네가 백향목 경쟁에서 왕이 되겠느냐? 네 아버지는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그가 정의와 의를 행했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했다.

16 그가 고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변호했다. 그러므로 형통했다.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훼의 말이다.

17 그러나 너의 눈과 마음은 오직 네 탐욕만 향한다.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고 압제와 약탈을 행하려 한다.

여호야김(기원전 608-598년)은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 대신 세운 왕이다. 그는 세금을 거두어 화려한 왕궁을 지었다(열왕기하 23:35). 예레미야 36장에 따르면 그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 화로에 던졌다. 22:15의 “네 아버지”는 요시야다. 요시야는 먹고 마셨지만(검소하게 살았지만) 정의를 행했다. 나라가 형통했다. 여호야김은 화려하게 짓지만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 “나를 아는 것”이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정의의 실천임을 야훼가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이다.





여호야김의 최후

18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를 위해 슬픔의 말을 외치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나의 형제여, 아이고 나의 자매여!’ 그를 위해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그의 위엄이여!’

19 그는 나귀처럼 장사될 것이다. 끌려나가서 예루살렘 성문들 바깥에 던져질 것이다.”





레바논에 둥지를 튼 자에게

20 레바논으로 올라가 외쳐라. 바산에서 네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서부터 외쳐라. 네 모든 연인들이 부서졌기 때문이다.

21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으나 너는 말했다. ‘나는 듣지 않겠다.’ 이것이 네 어린 시절부터의 네 방식이었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22 바람이 네 목자들을 모두 먹을 것이다. 네 연인들은 포로로 갈 것이다. 그 때 너는 모든 악으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23 레바논에 사는 자여, 백향목들에 둥지를 튼 자여, 산고가 올 때에 네가 얼마나 탄식할 것인가. 아이 낳는 여인의 고통 같은.

“레바논의 백향목에 둥지를 튼” 이미지는 강력하다. 백향목은 당대 건축 자재 중 최고급이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썼다. 여호야김이 그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 새가 높은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 듯 왕이 최고의 재료로 집을 만든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둥지도 폭풍 앞에서는 무너진다. 레바논, 바산, 아바림은 각각 북쪽, 북동쪽, 남동쪽의 고지대다 — 사방이 막혔다는 선언이다.





고냐 — 마지막 선고

24 야훼의 말이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냐(Coniah · ㉸ 코니아) — 내가 살아있는 한 — 그가 내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기서 빼겠다.

25 내가 너를 네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손과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26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네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던지겠다. 거기서 죽겠고

27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28 이 사람 고냐는 멸시받고 깨진 항아리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던져져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졌느냐?

29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야훼의 말을 들으라.

30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자녀가 없는 자로 기록하라. 그의 날들에 형통하지 못한 자로. 그의 자손 중에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 유다를 다시 다스릴 자가 없을 것이다.”

고냐(여호야긴의 다른 이름)는 기원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인장 반지”는 왕권과 권위를 가리킨다. 주인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는 왕의 대리인이 사용하는 것이다 — 그것을 빼겠다는 것은 권위의 완전한 박탈이다. 그러나 학개 2:23에서 야훼는 고냐의 손자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고 말씀하신다. 빼앗긴 인장이 한 세대 뒤 손자에게 회복된다. 심판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이 고냐가 마태복음 1:12의 예수 계보에 “여고냐(Jeconiah)”로 등장한다 — 저주받은 왕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아이러니다.



다음 장 — 목자들과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한 의로운 가지의 예언.




예레미야 23장 — 거짓 예언자와 의로운 가지


나쁜 목자들에게

1 내 목장의 양들을 멸하고 흩는 목자들은 화로다. 야훼의 말이다.

2 내 백성을 목축하는 목자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양 떼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너희에게 갚겠다. 야훼의 말이다.

3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자를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모을 것이다. 그들을 그들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번성하고 많아질 것이다.

4 내가 그들을 목양할 목자들을 세우겠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고 떨지 않겠고 없어지지도 않겠다. 야훼의 말이다.”

“목자”는 고대 근동 왕권의 표준 이미지다.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도 왕을 백성의 목자로 표현한다. 구약에서 야훼 자신이 목자이고(시편 23편), 왕들은 대리 목자다. 나쁜 목자 — 양을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 는 에스겔 34장에서 더 길게 다뤄진다. 예수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며 이 예언자적 전통을 이어받는다.





의로운 가지

5 보라,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으로 다스리며 지혜롭게 행하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6 그의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것이다. 야훼 우리의 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히브리어: 체마흐 차디크 — צֶמַח צַדִּיק)” — 이것은 구약의 가장 명시적인 메시아 예언 중 하나다. 스가랴 3:8, 6:12에서도 “가지”(체마흐)가 메시아적 칭호로 쓰인다. 이사야 11:1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이미지와 연결된다. “야훼 우리의 의(히브리어: 야훼 치드케누 — יְהוָה צִדְקֵנוּ)”는 시드기야(히브리어로 “야훼는 나의 의”라는 뜻)의 이름과 동일한 어근에서 온다. 부패한 왕 시드기야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을 진짜 메시아가 실현할 것이라는 아이러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이름은 예수에게 적용되었다 — 예수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바울의 신학(고린도전서 1:30)과 연결된다.

7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이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올려내신 야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

8 ’이스라엘 집의 자손을 북방 땅과 그들을 몰아낸 모든 나라에서 올려내신 야훼’로 맹세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땅에 살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 — 민족의 재앙

9 예언자들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부서졌다. 내 뼈가 다 떨린다. 나는 포도주 때문에, 야훼 때문에,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취한 사람 같다.

10 이 땅이 간음하는 자들로 가득했다. 저주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목장들이 말랐다. 그들의 달음질이 악하고 그들의 힘이 정의롭지 않다.

11 “제사장도 예언자도 다 불경건하다.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야훼의 말이다.

12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미끄러운 곳의 어둠 속이 되겠다. 그들이 거기서 밀려 쓰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겠다. 그들의 방문 해에.”

13 사마리아의 예언자들에게서 나는 어리석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로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못 이끌었다.

14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나는 무서운 것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하며 거짓말로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그 악에서 돌아서지 않게 한다. 그들이 내게 다 소돔 같고 그 주민들이 고모라 같다.

북왕국(사마리아)의 예언자들은 바알을 섬겼다 — 종교적 배신이다. 남왕국(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은 야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며 악인을 격려한다 — 도덕적 타락이다. 예레미야는 후자가 더 무서운 것이라 본다. 이름이 바른데 내용이 틀린 것이 이름부터 틀린 것보다 더 위험하다.





거짓 꿈과 참 말씀

15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가 예언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불경건함이 온 땅에 퍼졌기 때문이다.”

16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헛된 것으로 채운다. 그들은 야훼의 입의 환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환상을 말한다.

17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한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고집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않겠다’고 한다.

18 누가 야훼의 회의에 서서 그의 말씀을 보고 들었느냐? 누가 그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었느냐?

19 보라, 야훼의 폭풍이 나왔다. 진노의 회오리바람. 악인들의 머리에 휘몰아칠 것이다.

20 야훼의 진노가 그의 마음의 계획을 실행하고 이룰 때까지 돌아서지 않겠다. 끝날에 너희가 이것을 완전히 깨달을 것이다.”

21 “나는 그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이 달려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이 예언했다.

22 만약 그들이 내 회의에 섰다면 내 말을 내 백성에게 알렸을 것이다. 그들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들에서 돌아서게 했을 것이다.”

“야훼의 회의(히브리어: 소드 야훼 — סוֹד יְהוָה)” — 천상의 신적 회의를 가리킨다. 이사야 6장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장면, 욥기 1-2장의 천상 궁정, 열왕기상 22장의 거짓 영이 나오는 장면이 이 개념의 배경이다. 참 예언자는 이 회의에 서서 야훼의 실제 말씀을 가지고 온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 마음의 꿈을 말한다. 문제는 외부에서 그 둘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명기 18:22가 제시하는 검증 기준 — “예언이 이루어지느냐” — 은 사후적이다.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 질문이 예레미야 시대의 핵심 갈등이다.





꿈과 말씀의 차이

23 야훼의 말이다. “내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24 은밀한 곳에 숨는 자가 나의 눈에 안 보이겠느냐? 야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지 않느냐? 야훼의 말이다.”

2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다. 그들이 말했다.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26 거짓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마음이 언제까지 그러하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속임의 예언자들이다.

27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에게 자기 꿈을 말하여 내 백성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처럼 내 이름을 잊게 하려는 계획이다.

28 꿈을 꾼 예언자는 꿈을 말하여라.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말하여라. 지푸라기가 밀과 무엇이 같으냐? 야훼의 말이다.

29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지 않느냐? 야훼의 말이다.”

“꿈”은 고대 근동에서 신의 계시를 받는 합법적 통로였다. 야훼도 꿈으로 말씀하셨다(창세기 28장의 야곱, 37장의 요셉). 예레미야는 꿈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꿈이 있으면 꿈을 말하라.” 그러나 꿈과 야훼의 실제 말씀은 다르다 — 지푸라기와 밀처럼. 야훼의 말씀은 불이고 망치다. 실제로 태우고 실제로 부순다. 꿈은 그 무게를 가지지 못한다.





“야훼의 경고”라는 말에 대하여

30 야훼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 예언자들을 대적한다.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을 훔치는 자들을.

31 보라, 내가 그 예언자들을 대적한다. 자기 혀를 사용하여 ’야훼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자들을.

32 보라, 내가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야훼의 말이다. 그들이 그 꿈들을 말하며 거짓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 이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다.”

33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네게 묻기를 ‘야훼의 경고가 무엇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경고다. 내가 너희를 내버리겠다.’ 야훼의 말이다.

34 야훼의 경고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백성은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을 벌하겠다.

35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 ‘야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36 ’야훼의 경고’는 다시는 언급하지 마라.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경고가 되었다.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37 너는 그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네게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 ‘야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38 그러나 ’야훼의 경고’라 하면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사용했으므로 내가 ’야훼의 경고’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보냈는데도

39 보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겠다.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던지겠다.

40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치욕을, 영원히 잊히지 않을 영원한 수치를 줄 것이다.”

23:33-40의 “야훼의 경고(히브리어: 마싸 야훼 — מַשָּׂא יְהוָה)” 단락은 언어 자체의 오염에 관한 비판이다. 마싸는 “짐/경고/신탁”을 뜻하는 단어다. 거짓 예언자들이 이 단어를 남발하여 야훼의 이름을 가볍게 썼다. 예레미야는 그 단어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 언어가 오염되면 그 언어로 전하는 진리도 오염된다. 거룩한 언어가 진부해지는 것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이다.



다음 장 —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바벨론에 간 자와 이집트로 간 자의 운명이 갈린다.




예레미야 24장 —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이 임하다

1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Jeconiah · ㉸ 여코니아)와 유다의 지도자들과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뒤에, 야훼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야훼의 전 앞에 두 광주리의 무화과가 놓인 것을.

2 한 광주리에는 매우 좋은 무화과들이 있었다. 처음 익은 무화과 같았다. 다른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들이 있었다. 먹기에 매우 나빴다. 나빠서 먹을 수 없었다.

3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말했다.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는 매우 좋고 나쁜 것은 나빠서 먹을 수 없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열왕기상 4:25; 미가 4:4). 처음 익은 무화과(히브리어: 비쿠라 — בִּכּוּרָה)는 제철 첫 수확으로 가장 달고 귀했다. 호세아 9:10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초기 상태, 야훼의 사랑을 비유하는 데 쓴다. 예레미야의 환상은 이 상징을 역전시킨다 —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어느 쪽인가.





좋은 무화과 — 포로들

4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곳에서 바벨론 땅으로 보낸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여길 것이다. 좋게 여길 것이다.

6 내가 그들에게 눈길을 주겠다. 선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다.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7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알 마음을 주겠다. 야훼임을.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역설이 여기 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 — 패배하고 끌려간 자들 — 이 좋은 무화과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 자신들을 생존자라 여기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 신학적 교훈은 분명하다. 심판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 부수어지는 것이 빚어지는 시작이다. 토기장이의 물레가 여기서 다시 돌고 있다. 24:6의 “세우고 헐지 않겠다, 심고 뽑지 않겠다”는 1:10의 예레미야 소명 언어 — “뽑으며 파괴하며 … 세우며 심으라” — 의 반전이다. 심판의 언어가 회복의 언어로 뒤집힌다.





나쁜 무화과 — 남은 자들

8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쁜 무화과들, 먹기에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것들 같이 유다 왕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와 그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그렇게 여길 것이다.

9 내가 그들을 세상 모든 나라에 공포와 재앙이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몰아낼 모든 곳에서 치욕과 속담과 조롱거리와 저주가 되게 하겠다.

10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겠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 기원전 609년 이후 애굽의 영향력 아래 유다 사람들 중 일부가 애굽으로 갔다. 예레미야는 이 애굽으로 간 자들을 나쁜 무화과로 포함시킨다. 예레미야 42-44장에서 이 문제가 다시 다뤄진다 — 예레미야 자신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는 장면과 함께.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애굽에 의존하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예레미야의 일관된 신학이 이 환상에 압축되어 있다. 좋은 무화과는 낮은 곳으로 내려간 자들이다. 나쁜 무화과는 제 힘으로 버티려는 자들이다.



다음 장 — 70년 포로 예언. 예레미야가 그릇에 담긴 진노의 포도주를 열방에 마시게 하는 환상.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예레미야 25장 — 70년과 진노의 잔


23년의 예언

1 이 말씀은 유다 모든 백성에 대하여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 제사 년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다.

2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했다.

3 “요시야 유다 왕의 아들 아몬의 제십삼년부터 오늘 이 날까지 이십삼 년 동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고 또 이르되 너희가 듣지 않았다.

4 야훼께서 자기의 종 모든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셨다. 부지런히 보내셨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5 ’너희는 각각 자기 악한 길과 행위의 악함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야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6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절하지 마라. 너희 손의 일로 나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7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야훼의 말이다. 너희의 손의 일로 나를 노엽게 하여 너희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70년 예언

8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므로

9 보라, 내가 북방의 모든 족속들을 보내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네부카드네자르)을 보내겠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이 땅과 그 주민들과 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치게 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놀라움과 조롱거리와 영원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10 내가 그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을 끊어버리겠다.

11 이 온 땅이 황폐하고 놀라움이 될 것이다. 이 나라들이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12 칠십 년이 찼을 때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를 그 죄악으로 인해 벌하겠다. 야훼의 말이다. 갈대아인들의 땅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13 내가 이 책에 기록하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말씀을 그 땅에 이루겠다.

14 갈대아인들도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에게 종 노릇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 손의 일대로 갚겠다.”

70년은 다니엘서의 핵심 숫자가 된다. 다니엘 9:2 — “나 다니엘이 책들에서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깨달았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에 차리라 하신 것을.” 다니엘은 포로 중에 이 예언을 묵상하고 회개 기도를 드린다. 에스라 1:1 —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 칙령이 70년 이후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킨다. 하나의 예언이 다른 책의 기도와 역사 기록의 해석 틀이 된다. 예언은 당대에 말해지고 세대를 넘어 읽힌다.

“내 종 느부갓네살” — 야훼가 바벨론의 이교도 왕을 “내 종”이라고 부른다. 이사야 45:1에서 야훼는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메시아)”라고 부른다. 야훼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는다. 심판의 도구도, 구원의 도구도 이방인일 수 있다 — 이것이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공유하는 신학이다.





진노의 잔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낼 모든 나라들이 마시게 하라.

16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것처럼 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내는 칼 때문에.”

17 내가 야훼의 손에서 그 잔을 가져다가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18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지도자들에게. 오늘과 같이 그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놀라움과 조롱거리와 저주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19 또 바로(Pharaoh)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20 그 모든 혼합된 민족들과 우스(Uz) 땅 모든 왕들과 블레셋 땅 모든 왕들과 아스글론(Ashkelon)과 가사(Gaza)와 에그론(Ekron)과 아스돗의 남은 자들에게.

21 에돔(Edom)과 모압(Moab)과 암몬 자손들에게.

22 두로 모든 왕들과 시돈 모든 왕들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에게.

23 드단(Dedan)과 데마(Tema)와 부스(Buz)와 끝을 깎은 모든 자들에게.

24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광야에 사는 혼합된 민족들의 왕들에게.

25 시므리(Zimri) 모든 왕들과 엘람 모든 왕들과 메대 모든 왕들에게.

26 북방 가까운 왕들과 먼 왕들,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왕국들에게. 세삭(Sheshach) 왕은 그들 다음에 마실 것이다.

세삭은 바벨론의 암호명이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역순으로 치환하는 암호법(아트바시 — Atbash)으로 바벨론(바벨)을 쓰면 세삭이 된다. 예레미야 51:41에서도 세삭이 등장한다. 진노의 잔을 마실 목록의 마지막이 바벨론이라는 것 — 심판의 도구 자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모든 나라에게

27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 쓰러져라. 일어나지 마라.”

28 그들이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면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반드시 마실 것이다.

29 내 이름이 불린 이 성읍에서 내가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으니 너희가 어찌 벌을 받지 않겠느냐?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땅의 모든 주민에 대하여 칼을 부를 것이다.”

30 너는 이 모든 말을 그들에게 예언하여라.

“야훼가 높은 곳에서 포효할 것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그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의 목장을 향하여 크게 포효할 것이다.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소리쳐 땅의 모든 주민에게 대답할 것이다.”

31 소음이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야훼가 나라들과 다툼이 있다. 모든 육체와 심판할 것이다. 악한 자들을 칼에 넘길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심판의 종결

32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로 퍼질 것이다. 땅 끝에서 큰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33 그 날에 야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쌓일 것이다. 그들은 애도받지 않고 모아지지도 않고 장사되지도 않을 것이다. 지면의 거름이 될 것이다.

34 목자들아, 울부짖으라. 외쳐라. 양 떼의 지도자들아, 재를 뒤집어쓰라. 너희의 도살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 귀한 그릇처럼 부서질 것이다.

35 목자들에게 피할 곳이 없을 것이다. 양 떼의 지도자들이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36 목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양 떼의 지도자들의 통곡 소리가. 야훼가 그들의 목장을 황폐하게 하기 때문이다.

37 야훼의 맹렬한 진노 때문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황폐해졌다.

38 그가 사자처럼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들의 땅이 그의 폭압의 칼과 맹렬한 진노로 인해 황폐해졌다.

25장은 예레미야 전반부의 신학적 정점이다. 23년간의 예언이 70년 예언으로 압축되고, 그것이 온 열방을 향한 진노의 잔으로 확장된다. 야훼의 심판은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여(예루살렘이 먼저 잔을 받는다) 바벨론까지 이어진다. 역사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끝의 방향이 여기서 가리켜진다.



다음 장 — 성전 설교 사건의 재판. 예레미야는 거의 죽을 뻔한다. 미가의 예언 한 줄이 그를 살린다.




예레미야 26장 — 성전 설교 재판


성전 문에서 외치라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 시작 무렵에 야훼에게서 이 말씀이 임했다.

2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훼의 전 뜰에 서서 유다의 성읍들에서 야훼의 전에 경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을 하여라. 한 마디도 빼지 마라.

3 혹시 그들이 듣고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설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해 그들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키겠다.

4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너희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앞에 세운 것을 따르지 않으면,

5 내가 너희에게 계속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6 내가 이 집을 실로(Shiloh)처럼 만들겠다. 이 성읍을 세상 모든 나라에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실로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언약궤가 빼앗기고 파괴된 성읍이다(사무엘상 4장; 시편 78:60).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 모독에 준하는 선언이었다. 성전이 야훼의 임재의 보장이라는 당대의 신학에 정면으로 충돌한다. 7장의 성전 설교와 26장의 내용은 같거나 비슷한 사건이다 — 7장이 설교 내용을 더 길게 서술하고, 26장은 그 결과(재판)를 더 상세히 묘사한다.





체포와 재판

7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야훼의 전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8 예레미야가 야훼께서 명하신 것을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았다.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9 어찌하여 야훼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읍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겠다’고 예언하느냐?” 모든 백성이 야훼의 전에 예레미야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10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의 집에서 야훼의 전으로 올라왔다. 야훼의 전 새 문 어귀에 앉았다.

11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 너희가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에 대해 예언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변론

12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가 들은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한 모든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다.

13 이제 너희의 길과 행위들을 선하게 하여라. 야훼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라.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을 돌이키실 것이다.

14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 손에 있다. 너희가 옳다고 보이는 것처럼, 좋다고 보이는 것처럼 내게 행하여라.

15 그러나 반드시 알아라.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를 너희 자신과 이 성읍과 그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야훼께서 진실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변론은 세 부분이다. 첫째, 야훼가 보내셨다. 둘째,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다. 셋째, 나를 죽이면 무죄한 피의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말씀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동시에 도전도 하지 않는다 — “나는 너희 손에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적 용기의 모습이다.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





방백들과 백성의 판결

16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가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미가의 선례 — 구약이 구약을 인용하다

17 그 땅의 장로들 중 몇이 일어나 백성의 온 무리에게 말했다.

18 “미가(Micah · ㉸ 미카) 모레셋 사람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언하여 유다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겠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겠고 성전 산은 숲의 높은 곳들이 될 것이다.’

19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모든 사람이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야훼를 두려워하며 야훼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느냐?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을 돌이키지 않으셨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치려 하고 있다.”

미가 3:12 —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겠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겠고 성전 산은 숲의 높은 곳들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이 예레미야 26:18에 직접 인용된다. 구약이 구약을 인용하는 드문 경우다. 미가의 예언은 약 100년 전에 선포되었다. 그런데도 기억되고 있었다. 예언자의 말이 문서로 보존되었다는 증거다. 장로들은 선례를 인용하여 예레미야를 변호한다 —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말을 들어 재앙이 돌이켜졌다. 이것이 법정 논거다. 역사가 예언자를 살린다.





우리야의 죽음 — 다른 결말

20 야훼의 이름으로 예언한 다른 사람도 있었다. 우리야(Urijah) 스마야의 아들, 기럇여아림 사람이었다.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처럼 이 성읍과 이 땅에 대해 예언했다.

21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모든 방백들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했다. 우리야가 듣고 두려워하여 도망쳤다. 애굽으로.

22 여호야김 왕이 아그볼(Achbor)의 아들 엘나단과 함께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23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왔다. 왕이 그를 칼로 쳤다.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무덤에 던졌다.

24 그러나 사반(Shaphan)의 아들 아히감(Ahikam)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다. 그를 백성의 손에 넘겨 죽이지 않도록.

26장의 끝에 두 예언자가 놓인다. 우리야 — 같은 말을 했지만 두려워 도망쳤고, 결국 끌려와 죽임당했다. 예레미야 —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말을 철회하지 않았고, 살았다. 아이러니는 도망친 자가 죽고 머문 자가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결론은 단순하지 않다 — 예레미야가 산 것은 그의 용기 때문만이 아니다. 아히감의 손이 그와 함께 있었다. 보이지 않는 방어막이 있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야훼의 약속 —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1:8) — 의 역사적 실현이다. 우리야의 죽음은 예언자의 삶이 항상 보호받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보여준다. 같은 말이 어떤 예언자에게는 삶을, 어떤 예언자에게는 죽음을 가져온다.

예레미야 26장은 성전 설교의 공식 기록이자 예언자와 권력의 충돌에 관한 서사다. 제사장-예언자 집단 대 방백-백성 집단의 분열이 예레미야를 살렸다. 성전 권력이 원한 것을 정치 권력이 막았다. 그 사이에서 예언자는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장(27장) — 예레미야는 멍에를 목에 걸고 다닌다.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는 선언.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 충돌이 임박하고 있다.




예레미야 27장 — 멍에를 메라


멍에를 만들라

1 유다 왕 요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의 아들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가 즉위하던 해 초에 이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 야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메어라.

3 그리고 그것을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의 사신들에게 보내라. 그들이 예루살렘(Jerusalem)에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4 그들의 주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주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5 ’내가 나의 큰 능력과 편 팔로 땅과 그 위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준다.

6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나의 종 바벨론(Babylon · ㉸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느부카드네자르)의 손에 주었다. 들짐승도 그를 섬기도록 내가 주었다.

7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도 섬길 것이다. 그의 나라의 때가 오면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자기 종으로 삼을 것이다.

8 어떤 민족이든 왕국이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고, 또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않는 나라에는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그의 손에 온전히 넘겨줄 때까지.”





거짓 예언자들을 듣지 마라

9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선지자들과 점쟁이들과 꿈꾸는 자들과 무당들과 마술사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10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다. 그것은 너희를 너희 땅에서 멀리 쫓아내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너희가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11 그러나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게 내버려 두겠다. 야훼의 말이다.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 것이다.

멍에는 굴복의 상징이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말로 예언하지 않았다. 직접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다.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이 행위 예언은 고대 근동 예언자들의 전형적 방식이다. 몸으로 말한다. 바빌론에 굴복하라는 메시지는 당시 민족주의적 감정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예레미야는 조국을 팔아먹는 자로 여겨졌다.





시드기야 왕에게

12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어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13 야훼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는 민족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으려 하십니까? 왜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죽겠습니까?

14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에게 거짓을 예언합니다.

15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16 내가 또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성전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17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바벨론 왕을 섬기면 살 것이다. 왜 이 성이 황폐하게 되겠느냐?

18 만약 그들이 선지자이고, 야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이 만군의 야훼에게 구하게 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

19 만군의 야훼께서 기둥들에 대해, 바다에 대해, 받침들에 대해, 이 성에 남아 있는 나머지 기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

20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다.

21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야훼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22 바벨론으로 가져가질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이곳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기원전 605년 첫 번째 포로와 함께 성전 기물 일부가 이미 바빌론에 가 있었다. 예레미야는 남아 있는 기물들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패배주의가 아니다. 예레미야는 야훼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제하고 있다고 본다. 바빌론의 승리는 야훼의 뜻이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것도 야훼의 뜻이다. 이 “언젠가”는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실현된다.



다음 장 —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는다. 그리고 두 달 후 하나냐가 죽는다.




예레미야 28장 — 꺾인 멍에, 꺾인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하다

1 그 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사년 다섯째 달에 기브온(Gibeon) 출신 앗술(Azzur)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Hananiah · ㉸ 하난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2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겠다.

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야훼의 성전 기물들을 이 년 안에 이 곳으로 돌려보내겠다.

4 또한 유다 왕 여호야긴과 바벨론에 포로로 간 유다의 모든 이들을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겠다.’”





예레미야의 대답

5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야훼의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대답했다.

6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야훼께서 그리하시기를 원한다. 야훼께서 네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셔서 야훼의 성전 기물들과 모든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이 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7 그러나 내가 네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이 말을 하겠다.

8 나와 네 이전 선지자들, 옛날부터 있었던 선지자들은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역병을 예언했다.

9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성취될 때에야 야훼가 참으로 그를 보내셨다고 인정받는다.”

예레미야의 대답은 기묘하게 짧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다”로 시작한다. 적대적으로 맞서지 않는다. 그러나 핵심을 찌른다 — 심판의 예언은 검증 전에도 당당히 설 수 있지만, 평화의 예언은 성취로만 증명된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틀리기를 바란다. 포로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나 야훼가 말씀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다고 할 수 없다.





멍에가 꺾이다

10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그것을 꺾었다.

11 하나냐가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년 안에 내가 이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꺾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가버렸다.





야훼의 말씀이 임하다

12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은 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13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다. 그러나 나무 대신 철 멍에를 만들 것이다.

14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철 멍에를 두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나는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다.’”

나무 멍에가 꺾이면 철 멍에가 온다. 작은 항복을 거부할 때 더 큰 항복이 기다린다. 예레미야의 논리는 냉정하다. 바빌론에 굴복하는 것이 생존이다. 저항은 더 큰 파멸로 이어진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야훼의 역사 읽기다. 바빌론은 야훼의 도구다.





하나냐의 죽음

15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야, 들어라. 야훼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런데 너는 이 백성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다.

16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를 땅 위에서 쫓아내겠다. 올해 네가 죽을 것이다. 네가 야훼를 거슬러 반역을 말했기 때문이다.’”

17 선지자 하나냐는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다.

다섯째 달에 예언하고 일곱째 달에 죽었다. 두 달이었다. 하나냐가 말한 “이 년 안에”가 두 달 만에 자신에게 적용됐다. 구약 선지자의 진위를 가리는 기준 중 하나가 예언의 성취였다(신명기 18:22). 하나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취됐다. 그러나 하나냐는 진심으로 믿었을 것이다. 거짓말쟁이와 거짓 선지자는 같지 않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



다음 장 — 예레미야가 바빌론의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약속이 나온다 — 29:11.




예레미야 29장 —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편지를 쓰다

1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장로들의 남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온 백성에게 편지를 보냈다.

2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궁내 신하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뒤였다.

3 그 편지를 사반(Shaphan)의 아들 엘라사(Elasah)와 힐기야(Hilkiah)의 아들 그마랴(Gemariah)의 손으로 보냈다. 그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람들이었다.





편지의 내용

4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보낸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5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일구고 과일을 먹어라.

6 아내를 맞아 아들과 딸을 낳아라. 너희 아들들에게도 아내를 주고 너희 딸들도 시집가게 하여 그들도 아들과 딸을 낳게 하라. 거기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하라.

7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보낸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야훼께 기도하라. 그것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8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꾸게 하는 꿈에 귀 기울이지 마라.

9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야훼의 말이다.”

이 편지는 포로 공동체를 향한 완전히 새로운 신학이다. 당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예레미야가 말한다 — 포로 생활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적국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은 혁명적이다. 디아스포라(Diaspora — 흩어진 민족)가 살아남은 이유가 여기 있다. 뿌리를 내리지 않고 떠도는 민족은 사라진다. 바빌론의 유대인 공동체는 뿌리를 내렸고, 70년 뒤 귀환할 공동체가 되었다.





70년

10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내 선한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어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11 야훼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향해 내가 가진 생각을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12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13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14 나는 너희에게 발견되겠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가 사로잡혀 간 곳에서 다시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29:11 —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결혼식, 졸업식, 병실, 위기의 순간마다 이 말이 불려온다. 그러나 원래 맥락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은 포로에게 한 말이다. 집이 불탔고, 성전이 무너졌고, 가족이 죽었고, 이국 땅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거기서 야훼가 말한다 — “나는 생각이 있다.” 희망은 고통이 없어진 뒤의 이야기가 아니다. 고통 한가운데서 들리는 말이다.

“칠십 년” — 정확한 수인지, 상징적 수인지 논쟁이 있다. 첫 포로(BC 605년)부터 고레스 칙령(BC 538년)까지 약 67년. 예루살렘 함락(BC 587년)부터 성전 재건 완공(BC 516년)까지 정확히 70년. 어느 쪽을 기산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이 70년을 읽고 기도한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15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께서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세우셨다”고 한다.

16 야훼께서 다윗의 자리에 앉아 있는 왕과 이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 — 너희 형제들, 너희와 함께 사로잡혀 가지 않은 자들 — 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17 “만군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을 그들에게 보내겠다. 먹기 나쁜 나쁜 무화과처럼 — 너무 나빠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 그들을 만들겠다.

18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뒤쫓겠다. 내가 그들을 세상 모든 왕국들의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겠다. 저주와 경악과 조롱과 치욕의 대상으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19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거듭거듭 보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야훼의 말이다.”





아합과 시드기야에게

20 “그러므로 너희는 —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모든 포로들은 — 야훼의 말을 들어라.

21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 골라야(Kolaiah)의 아들 아합(Ahab)과 마아세야(Maaseiah)의 아들 시드기야(Zedekiah)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22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그들 때문에 저주의 말을 사용할 것이다. 이르기를 ’야훼가 너를 바벨론 왕이 불에 구운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만들기를 원한다’고 할 것이다.

23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추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했기 때문이다. 내가 보내지 않은 것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자요 증인이다. 야훼의 말이다.”





스마야에게

24 너는 느헬람(Nehelam) 사람 스마야(Shemaiah)에게도 말해라.

25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Maaseiah)의 아들 스바냐(Zephaniah)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26 야훼께서 스바냐에게 이르기를 — ’야훼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Jehoiada)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야훼의 성전을 관리하는 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미쳤거나 예언하는 모든 자를 위해 족쇄와 나무 칼을 채워야 한다.

27 이제 왜 네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았느냐?

28 그가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내 이르기를 — 오래 걸릴 것이다. 집을 짓고 살아라. 밭을 일구고 과실을 먹어라’고 했다.”

29 제사장 스바냐가 이 편지를 선지자 예레미야의 귀에 읽어주었다.

30 그 때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31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보내어 말하여라. 야훼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스마야가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예언했다. 거짓을 믿게 만들었다.

32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겠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할 선한 일을 그가 볼 자손이 없게 될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그가 야훼를 거슬러 반역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편지라는 형식이 주목된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빌론의 포로 공동체에 편지를 쓴다. 이것은 문서화된 예언의 시작이다. 직접 말할 수 없을 때 쓴다. 그 편지가 성경에 남았다. 편지를 받아 읽어준 제사장 스바냐가 나중에 예레미야 37장에서 다시 나온다 — 시드기야가 감금된 예레미야에게 소식을 전하는 자로. 역사는 같은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서 교차한다.



다음 장 — 위로의 책이 시작된다. 예레미야의 가장 밝은 부분. 30장은 야곱의 환난에서 시작하여 회복의 약속으로 이어진다.




예레미야 30장 — 야곱의 환난, 그러나 구원이 온다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1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라.”

3 “보라, 야훼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다.”





야곱의 환난

4 야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5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떨림의 소리를 들었다. 두려움이요 평화가 없다.

6 이제 물어보아라 —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내가 왜 모든 남자를 보는가 손을 허리에 대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다.

7 아, 그 날이 크다. 같은 날이 없다. 그것은 야곱(Jacob)의 환난의 때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야곱의 환난(צָרָה לְיַעֲקֹב — 차라 레야아코브)” — 이 구절은 훗날 종말론적으로 해석되어 유대 문헌에서 마지막 때의 환난을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맥락에서 그것은 바빌론 포로기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만 그 끝에 구원이 있다.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 — 이것이 예레미야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멍에가 꺾이다

8 “그 날에 만군의 야훼가 말씀하신다.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겠다. 그의 결박을 끊겠다.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를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9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와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David)을 섬길 것이다.

10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훼의 말이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겠다. 네 자손을 포로의 땅에서 구원하겠다. 야곱이 돌아와 쉬고 평안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11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너를 흩어 보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멸하겠다. 그러나 너는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의로 징계하겠다. 결코 형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치료할 수 없는 상처

12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상처는 낫지 않는다. 네 부상은 심각하다.

13 네 송사를 재판해 줄 자가 없다. 네 상처를 위한 처방이 없다. 나을 방법이 없다.

14 너를 사랑하던 자들이 모두 너를 잊었다. 그들이 너를 찾지 않는다. 내가 원수가 때리듯 너를 쳤다. 잔인한 자의 징계로 쳤다. 네 죄악이 크고 네 죄가 많았기 때문이다.

15 왜 네 상처로 인해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낫지 않는다. 네 죄악이 크고 네 죄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행했다.”





그러나 회복이 온다

16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들이 다 삼킴을 당할 것이다. 네 모든 대적이 포로로 갈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자들이 약탈당할 것이다. 너를 노략하는 자들이 다 노략당할 것이다.

17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키겠다. 네 상처를 낫게 하겠다. 야훼의 말이다. 그들이 ’시온(Zion · ㉸ 시온)’이라 부른다. 아무도 찾지 않는 자라고. 사람들이 말한다.

18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의 처소들에 긍휼을 베풀겠다. 성읍이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궁궐이 그 마땅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19 그들에게서 감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겠다. 작아지지 않게 하겠다.

20 그들의 자손은 옛날과 같을 것이다.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다. 그들을 억누르는 자들을 다 내가 벌하겠다.

21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겠다. 그가 내게 나아올 것이다.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 누가 내게 나아오겠느냐? 야훼의 말이다.

22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훼의 폭풍

23 보라, 야훼의 폭풍이 나온다. 진노의 폭풍이다. 소용돌이치는 폭풍이다. 악인의 머리 위에 임할 것이다.

24 야훼의 맹렬한 진노가 돌아서지 않는다. 그분이 마음의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30장은 ’위로의 책(Book of Consolation)’의 시작이다. 예레미야 30-3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다. 심판의 예언자가 희망의 노래를 부른다. 여기서의 전환이 극적이다. 야곱의 환난이 먼저 온다 — 그러나 끝에 구원이 있다. 상처가 먼저 묘사된다 — 그러나 치료가 온다. 두려움이 먼저 온다 —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따른다. 예레미야의 신학에서 절망은 항상 중간 정거장이다. 마지막 정거장이 아니다.



다음 장 — 위로의 책이 절정에 이른다. 새 언약이 선포된다. 신약(New Testament)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다.




예레미야 31장 — 새 언약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 “그 때에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2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이스라엘이 안식을 찾으러 갔다.

3 옛날부터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으로 너를 이끌었다.

4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너는 세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아름답게 단장하겠다. 너는 다시 탬버린을 들고 나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러 나올 것이다.

5 네가 다시 사마리아(Samaria)의 산들에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심는 자들이 심고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6 에브라임(Ephraim · ㉸ 에프라임)의 산 위에 파수꾼들이 부르짖는 날이 올 것이다.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자! 우리 하나님 야훼께로 나아가자!’”





흩어진 자들을 모으다

7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을 위해 기뻐 노래하여라. 민족들의 머리 위에서 외쳐라. 들려지게 하고 찬양하여라. ‘야훼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8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데려오겠다. 땅 끝에서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 가운데에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아이 밴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함께 있을 것이다. 크고 많은 무리가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9 그들이 울며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면서 간구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물 흐르는 시냇가로 이끌겠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겠다. 그들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내가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라헬의 통곡

10 민족들이여, 야훼의 말을 들어라. 섬들에 알려라. 말하여라 —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를 모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양 떼를 지키듯 지키실 것이다.”

11 “이는 야훼께서 야곱을 속량하시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셨기 때문이다.

12 그들이 와서 시온 산 높은 곳에서 노래하겠다. 야훼의 복된 것으로 기뻐하겠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 떼를 위하여. 그들의 영혼이 물 댄 동산 같을 것이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13 “그 때에 처녀는 춤 추며 기뻐할 것이다.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그들을 위로하겠다. 그들의 근심에서 기쁨으로 이끌겠다.

14 내가 제사장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겠다. 내 백성이 나의 복으로 만족하겠다. 야훼의 말이다.”



15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Ramah)에서 소리가 들린다. 통곡하는 소리, 심히 애통해하는 소리. 라헬(Rachel)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다. 그 자녀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부한다.”

16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울음을 그쳐라. 눈물을 거두어라. 네 수고가 상을 받을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17 네 미래에 소망이 있다. 야훼의 말이다. 자녀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31:15 — “라마에서 들리는 통곡.”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포로들이 집결해 바빌론으로 출발하던 장소였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자식들의 끌려감을 보며 우는 이미지다. 마태복음 2:18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 헤롯의 영아 학살에 적용한다. “라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구약의 통곡이 신약의 통곡에서 다시 울린다. 라헬의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에브라임의 통회

18 “나는 실로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것을 들었다. 당신이 나를 징계하셨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송아지처럼 내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나를 돌이키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야훼이십니다.

19 내가 돌아선 뒤에 뉘우쳤습니다. 깨달은 뒤에 내 넓적다리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젊었을 때의 치욕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20 “에브라임이 나의 귀한 아들이냐? 나의 기뻐하는 자녀냐? 내가 그를 거슬러 말할 때마다 여전히 그를 진심으로 기억한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가 그를 위하여 움직인다.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겠다. 야훼의 말이다.”

하나님의 창자(מֵעֶה — 메에)가 움직인다. 히브리어에서 깊은 감정, 연민의 표현이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내장이 뒤틀리는 것 —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기억한다. 심판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썼다.





새 길

21 “돌아오라, 이스라엘 처녀여. 이 너의 성읍들로 돌아오라. 언제까지 돌아다니겠느냐? 방황하는 딸아. 야훼가 새 일을 땅 위에 창조하셨다. 여자가 남자를 보호할 것이다.”

22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포로를 돌아오게 할 때에 유다(Judah) 땅과 그 성읍들에서 이 말을 할 것이다. ‘공의의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야훼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23 유다와 그 성읍들이 농부와 양 떼를 이끌고 함께 살 것이다.

24 내가 피곤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근심하는 모든 영혼을 채우겠다.”

25 이에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다.





새 언약

26 야훼의 말이다. “보라, 날들이 온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27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Egypt)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이 깨뜨렸다. 야훼의 말이다.

28 그러나 그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29 그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가르치며 ’야훼를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겠다.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31:31-34 — 새 언약(בְּרִית חֲדָשָׁה — 브리트 하다샤). 이 네 절이 구약 전체에서 “새 언약”을 가장 명시적으로 선포하는 유일한 본문이다. 라틴어 ‘novum testamentum’(새 언약)이 신약성경(New Testament)의 이름이 된 것이 여기서 나왔다. 예수는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들며 말한다 —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누가복음 22:20). 히브리서 8:8-12가 이 구절 전체를 인용한다. 구약의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다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진다. 외부 규범이 내면 변화로 옮겨간다.

이전 언약이 왜 실패했는가 — 이스라엘이 깨뜨렸다. 야훼가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떠났다. 그렇다면 새 언약은 더 강한 구속인가? 아니다. 구속이 아니라 변화다. 마음 자체가 달라지면 지키라고 강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다.





창조 질서만큼 확실한 약속

30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낮에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을 위해 달과 별들의 규례를 정하신 분. 바다를 저어 그 물결이 뛰놀게 하시는 분. 만군의 야훼가 그분의 이름이다.

31 이 규례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면 — 야훼의 말이다 — 그 때야 이스라엘의 자손이 내 앞에서 항상 민족이기를 그칠 것이다.

32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살펴볼 수 있다면 나 역시 이스라엘 자손 전체로 인해 행한 모든 것 때문에 그들을 버리겠다. 야훼의 말이다.”





예루살렘의 회복

33 야훼의 말이다. “보라, 날들이 온다. 이 성이 하나넬(Hananel) 망대에서 모퉁이 문(Corner Gate)까지 야훼를 위해 세워질 것이다.

34 측량줄이 가렙(Gareb) 언덕을 향해 곧장 펼쳐지고 고아(Goah)로 돌아갈 것이다.

35 시체들과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Kidron) 시냇가까지의 모든 들판이 말의 문(Horse Gate)까지 야훼를 위해 거룩해질 것이다. 다시는 뽑히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예루살렘이 망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언한다. 가렙과 고아는 위치가 불명확한 지명이다. 시체들과 재의 골짜기는 힌놈(Hinnom)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 당시 가장 부정한 땅, 우상에게 아이들을 불태우던 곳. 그 더럽혀진 골짜기가 거룩해진다. 위로의 책은 이 약속으로 끝난다.



다음 장 — 예루살렘이 포위된 한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친척의 밭을 산다. 땅 증서를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게 한다. 미래를 향한 행위 신앙이다.




예레미야 32장 — 포위된 도시에서 산 밭


포위된 성 안에서

1 이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십년, 느부갓네살의 십팔년에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 그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 안에 있는 감옥 뜰에 갇혀 있었다.

3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가두었다. 그가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4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의 입이 그의 입과 말할 것이다. 그의 눈이 그의 눈을 볼 것이다.

5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이끌 것이다. 내가 시드기야를 돌아볼 때까지 시드기야가 거기 있을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갈대아인들과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밭을 사라는 명령

6 예레미야가 말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7 “보라, 네 숙부 살룸(Shallum)의 아들 하나멜(Hanameel)이 네게 와서 말할 것이다. ‘아나돗(Anathoth · ㉸ 아나톳)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너에게 무르는 권리가 있다.’”

8 야훼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 뜰에 있는 내게 왔다. 그가 내게 말했다.

“유다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상속하여 무를 권리가 너에게 있다. 사라.”

이에 나는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 알았다.





정식 매매

9 내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의 밭을 샀다. 은 열일곱 세겔을 달아주었다.

10 내가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다. 증인들을 세웠다. 저울로 은을 달았다.

11 나는 규례와 관례대로 도장 찍은 매매 증서와 도장 찍지 않은 증서를 받았다.

12 내가 매매 증서를 마아세야의 아들 바룩(Baruch)에게 주었다. 그것은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증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감옥 뜰에 앉아 있는 모든 유다인이 보는 앞에서였다.

13 내가 바룩에게 그들의 앞에서 명령했다.

14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증서들을 — 이 도장 찍은 매매 증서와 도장 찍지 않은 증서를 — 질그릇 안에 넣어라. 그것이 오래 보존되도록.

15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BC 588년, 예루살렘은 포위된 상태다. 성벽 밖에는 바빌론 군대가 진을 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부동산을 매입한다. 정식 문서, 증인, 저울에 달린 은. 농담이 아니다. 상징 행위다.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 절망의 한가운데서 미래를 향해 돈을 건다. 종이 증서가 항아리에 담겨 보존된다. 왜냐하면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이다.

아나돗 —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다(예레미야 1:1). 그가 처음 예언자로 소명받을 때부터 박해받은 곳(11:21 —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다). 이제 그 고향 땅을 산다. 추방당했던 땅으로의 귀환이 미래에 있다는 믿음이다.





예레미야의 기도

16 내가 매매 증서를 바룩의 손에 넘긴 후에 야훼께 기도했다.

17 “아, 주 야훼여! 보소서. 당신께서 크신 능력과 편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18 당신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버지들의 죄악을 그 이후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크고 능한 하나님, 그 이름이 만군의 야훼이십니다.

19 당신은 지략이 크시고 행하심이 강하십니다. 당신의 눈이 모든 인간의 길 위에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결과를 갚으십니다.

20 당신께서 이집트 땅에서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21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표적과 기적으로, 강한 손으로, 편 팔로, 크신 두려움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22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23 그들이 들어와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24 보소서. 공격용 둑들이 성을 취하려고 성에 이르렀습니다. 칼과 기근과 역병 때문에 그 성이 싸우는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십니다.

25 주 야훼여, 당신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달아주고 밭을 사라. 증인들을 세워라.’ 그런데 그 성은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갔는데 말입니다.”





야훼의 응답

26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7 “보라, 나는 야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28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29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들이 그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렸다. 그 집들까지.

30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그들의 어릴 때부터 내 눈앞에서 악만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손으로 한 일들로 나를 노엽게 하기만 했다. 야훼의 말이다.

31 이 성이 세워진 날부터 오늘까지 내 노여움과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제거하겠다.

32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의 모든 악 때문이다. 그들, 그들의 왕들,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제사장들, 그들의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행한 것이다.

33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 얼굴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거듭 가르쳤지만 듣지 않았다. 훈계를 받지 않았다.

34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에 그들의 역겨운 것들을 두어 그 집을 더럽혔다.

35 그들이 힌놈(Hinnom)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바알의 산당들을 세웠다.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Molech)을 위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내가 명령하지 않은 일이었다. 내 마음에 오르지도 않은 일이었다. 유다로 죄를 짓게 하려고.”





그럼에도 회복의 약속

36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 너희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성에 대해 — 이렇게 말씀하신다.

37 보라, 내가 내 노여움과 분노와 큰 진노로 그들을 쫓아낸 모든 나라들에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그들을 이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38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3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도록. 그들의 복과 그들의 자손들의 복을 위하여.

40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내가 그들의 복을 위해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41 내가 그들을 즐거워하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겠다.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땅에 그들을 심겠다.

42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가져왔듯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선함도 그들에게 가져오겠다.

43 너희가 ’사람도 짐승도 없다, 갈대아인들의 손에 주어졌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밭이 매매될 것이다.

44 사람들이 은을 달고 증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 곳들에서. 유다의 성읍들에서. 산지의 성읍들에서. 쉐펠라(Shephelah · ㉸ 셰펠라)의 성읍들에서. 네게브(Negev · ㉸ 네겝)의 성읍들에서.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야훼의 말이다.”

이 장의 구조가 완벽하다. 포위된 성, 감옥에 갇힌 예언자, 망해가는 나라. 그 안에서 밭을 산다. 기도한다 — “당신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밭을 사라 하십니까?” 응답이 온다 —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심판 선언이 먼저 온다. 그 다음 회복의 약속이 온다. 예레미야의 밭 매매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서명한 것이다.



다음 장 — 야훼가 회복과 다윗 가지의 약속을 더 선포한다.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 뜰에 있다.




예레미야 33장 — 다윗의 가지


아직 감옥 뜰에서

1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했다.

2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을 이루신 이, 그것을 형성하여 굳히신 이, 그 이름이 야훼인 분이.

3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감추어진 것들을 네게 알려주겠다.”





성읍의 상처와 치료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 이 성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공격용 둑들과 칼에 의해 허물어질 것들에 대해.

5 “갈대아인들과 싸우러 온 자들이 죽은 자들의 시체로 그 집들을 채울 것이다. 내가 내 노여움과 분노 가운데서 이 성을 쳤다. 내가 이 성에서 내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모든 악 때문에.

6 보라, 내가 그 성에 건강과 치료를 가져오겠다.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 평화와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겠다.

7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우겠다.

8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겠다. 나를 거슬러 반역한 모든 것을.

9 내가 그들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선 때문에 이 성이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이름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선과 평안을 들을 것이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 것이다.”





기쁨이 돌아오는 날

10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황폐하다고 말하는 이 곳, 사람도 짐승도 없다고 말하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

11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만군의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는 선하시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말하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야훼의 집에 감사 제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소리가.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처음과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이다.”





목자들과 목자

12 만군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도 짐승도 없이 황폐하다 말하는 이 곳, 이 모든 성읍들에서 다시 양 떼를 눕히는 목자들을 위한 목초지가 있을 것이다.

13 산지의 성읍들에서, 쉐펠라의 성읍들에서, 네게브의 성읍들에서, 베냐민 땅에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유다 성읍들에서 양 떼들이 다시 세는 자의 손 아래서 지나갈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다윗의 가지

14 야훼의 말이다. “보라, 날들이 온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약속한 선한 말씀을 이룰 날들이.

15 그 날들에,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자라나게 하겠다. 그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16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이름이 이것이라 불릴 것이다 — 야훼는 우리의 의로움이다.”

“의로운 가지” — 다윗 왕조에서 나올 이상적 통치자의 이미지다. 이사야 11장의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과 같은 계열이다. 스가랴 3:8과 6:12도 같은 “가지” 이미지를 쓴다. 기독교는 이 본문을 예수에 대한 예언으로 읽는다. 유대교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본문을 읽는다. “야훼는 우리의 의로움(יְהוָה צִדְקֵנוּ — 야훼 치드케누)” — 23:6에서 이미 나온 이름이다. 거기서는 시드기야 왕의 이름과 대조됐다. 시드기야(צִדְקִיָּהוּ)는 “야훼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뜻인데, 그가 불의하게 통치했다. 참된 “야훼의 의로움”은 다른 곳에서 온다.





레위인들과 다윗의 언약

17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끊이지 않을 것이다.

18 레위인 제사장들에게도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사르고 제사를 드릴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19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0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낮과 밤의 내 언약을 깨뜨릴 수 있어서 낮과 밤이 그 때에 임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21 나의 종 다윗과의 내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아들이 그의 보좌에서 다스리지 않게. 레위인 제사장들과의 내 언약도.

22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두 족속을 버리지 않으리라

23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4 “이 백성이 말하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야훼께서 자기가 선택한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그들이 내 백성을 업신여겨 더 이상 민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25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낮과 밤의 언약을 세우지 않았다면, 하늘과 땅의 규례들을 정하지 않았다면,

26 나는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다스릴 사람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두 족속 — 이스라엘과 유다. 북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했다. 주변 민족들은 두 나라가 다 버려졌다고 말한다. 야훼가 실패했다고. 예레미야는 응답한다 — 낮과 밤이 있는 한 야훼의 언약은 지속된다. 창조 질서가 야훼의 신실함의 증거다. 매일 해가 뜬다. 그것이 약속이다.



다음 장 — 시드기야와 종들의 석방에 관한 이야기. 왕이 약속했다가 번복한다.




예레미야 34장 — 깨어진 약속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말씀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아래의 모든 왕국들과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들을 치고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그가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3 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사로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네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다. 그의 입이 네 입과 직접 말할 것이다. 네가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4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야훼께서 네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칼로 죽지 않을 것이다.

5 평안히 죽을 것이다. 네 이전 왕들, 너보다 먼저 있었던 조상 왕들을 위해 향을 피웠듯이, 사람들이 너를 위해 향을 피울 것이다. ’아, 주인이여’라고 울어줄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말했다. 야훼의 말이다.”

6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했다.

7 그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 곧 라기스(Lachish · ㉸ 라키시)와 아세가(Azekah · ㉸ 아제카)를 치고 있었다. 이 요새화된 성읍들만이 유다의 성읍들 중에 남아 있었다.

라기스 오스트라콘 — 1935년 영국 고고학자 제임스 스타키(James Leslie Starkey)가 라기스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18개의 도자기 조각 편지를 발견했다. 그중 하나가 “더 이상 아세가의 불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한다. 라기스에서 아세가의 봉화를 기다리는 초소의 편지다. 예레미야 34:7과 정확히 일치하는 역사 기록이다. 두 성읍이 마지막으로 남은 요새들이었다. 도자기 조각 편지가 성경 본문을 확인한다. BC 7세기 말의 실제 군사 통신이 살아남았다.





종들의 해방

8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자기 히브리 남종과 히브리 여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었다.

9 유다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10 이 언약에 들어간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순종했다. 각자 자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이 순종하여 놓아주었다.

11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마음을 바꿨다. 그들이 놓아준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다.





야훼의 분노

1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이끌어 낸 날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14 ‘칠 년이 되면 너희는 각각 자기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보내라. 그가 육 년 동안 너를 섬겼으면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내게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5 너희가 오늘 돌아서서 내 눈에 옳은 것을 했다. 각각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16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아서서 내 이름을 욕되게 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자유롭게 놓아준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다가 강제로 종이 되게 했다.”

17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각각 자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야훼의 말이다. 칼과 역병과 기근으로의 자유를.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왕국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18 내 언약을 어긴 자들,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내가 — 그들이 두 쪽으로 자른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그 송아지처럼 만들겠다.

19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궁내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 — 두 쪽으로 자른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을.

20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의 시체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21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지도자들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겠다. 지금은 너희 앞에서 떠난 군대가.

22 보라, 내가 명령하겠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이 성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이 이 성과 싸워 이 성을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유다 성읍들도 황폐하게 만들어 거주자가 없게 하겠다.”

히브리 법에서 종을 7년 후 해방하는 규정은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명시되어 있다. 종 해방은 율법의 핵심 규정 중 하나였다. 시드기야가 종 해방 언약을 맺은 것은 바빌론 포위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종들을 풀어주어 전투에 동원하거나, 야훼의 호의를 얻으려는 의도. 그런데 포위가 잠시 풀리자 — 이집트 군대의 접근으로 바빌론 군대가 일시 후퇴했다 — 종들을 다시 데려왔다. 언약을 이행할 이유가 사라지자 언약도 사라졌다. 이것이 야훼를 격분하게 한다. 신앙은 위기 때만의 것이 아니다.



다음 장 — 레갑 가족의 이야기. 조상의 명령에 수백 년을 순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조된다.




예레미야 35장 — 레갑 가족의 충성


레갑 족속을 시험하라

1 유다 왕 요시야(Josiah)의 아들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 시절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 “가서 레갑(Rechab · ㉸ 레캅) 족속의 집에 가거라. 그들과 말하여 야훼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3 내가 하바찌냐(Habazziniah)의 손자 예레미야(Jeremiah)의 아들 야아사냐(Jaazaniah)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레갑 족속 전체를 데려갔다.

4 내가 그들을 야훼의 집, 하나님의 사람 이그달리야(Igdaliah)의 아들 하난(Hanan)의 아들들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 방은 지도자들의 방 옆에, 문지기 살룸(Shallum)의 아들 마아세야(Maaseiah)의 방 위에 있었다.

5 내가 레갑 족속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잔들과 항아리들을 놓고 말했다.

“포도주를 마시십시오.”





레갑 족속의 대답

6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Rechab)의 아들 요나답(Jonadab)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7 집도 짓지 마라. 씨도 뿌리지 마라. 포도원도 갖지 마라. 소유하지도 마라. 너희는 천막에서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사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8 우리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목소리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에서.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 우리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9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포도원도, 밭도, 씨앗도 없었습니다.

10 우리는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순종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11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으로 올라왔을 때 우리는 말했습니다. ‘와라, 우리가 갈대아인들의 군대와 아람인들의 군대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교훈과 심판

12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13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 훈계를 받지 않겠느냐? 야훼의 말이다.

14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말이 지켜지고 있다. 그들이 지켜왔다. 오늘까지. 그들이 자기 조상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거듭 말했지만 너희는 내게 듣지 않았다.

15 나는 내 모든 종 선지자들을 일찍부터 거듭거듭 너희에게 보내서 말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 행동들을 바로 잡아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른 신들을 좇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지켰다. 그러나 이 백성은 내게 듣지 않았다.”

17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에게 내가 그들에 대해 말한 모든 재앙을 가져오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내가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갑 족속의 복

18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말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했다.

19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는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레갑 족속(레갑 가문 — 겐 족속의 일파, 민수기 10:29 이드로의 후손으로 추정)은 수백 년간 유목 생활을 유지했다.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것은 열왕기하 10장에 나온다 — 예후(Jehu)와 함께 바알 제사장들을 숙청하는 장면. 그것이 BC 841년경의 일이다. 여호야김 시대는 BC 609-598년경이다. 약 250년간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천막에 살았다. 조상의 명령이 인간 세대를 넘어 지속됐다. 야훼의 명령은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비교가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조상의 말이 더 잘 지켜졌다.

이 장은 예레미야서에서 드물게 다른 시대(여호야김 시대)를 회상하는 구절이다. 시드기야 시대의 종 해방 약속 번복(34장) 직후에 배치된 것이 의도적이다. 거기에는 야훼와의 언약을 번복한 이스라엘이, 여기에는 인간 조상과의 약속을 수백 년간 지킨 레갑 족속이 대조된다. 본문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한다.



다음 장 —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불태운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더 길게 다시 쓴다.




예레미야 36장 — 불태워진 두루마리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사년에 이 말씀이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가 요시야의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에 대해 네게 말한 모든 말씀을 거기에 써라.

3 유다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 하는 모든 재앙을 들을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4 예레미야가 바룩(Baruch)을 불렀다. 네리야(Neriah)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야훼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다.





두루마리를 읽어라

5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했다.

“나는 갇혀 있어 야훼의 집에 갈 수 없다.

6 그러니 너는 금식일에 야훼의 집에 가서 두루마리에서 야훼의 말씀을 백성의 귀에 읽어주어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읽어주어라.

7 그들이 야훼 앞에 간구를 드릴 것이다.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이다. 이 백성에 대한 야훼의 분노와 진노가 크기 때문이다.”

8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명령한 모든 것을 행했다. 야훼의 집에서 두루마리에서 야훼의 말씀을 읽었다.





바룩이 낭독하다

9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오년 아홉째 달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온 모든 백성이 야훼 앞에 금식을 선포했다.

10 그 때에 바룩이 야훼의 집에서 두루마리의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낭독했다. 사반(Shaphan)의 아들 그마랴(Gemariah)의 방에서. 야훼의 성전 윗마당 입구, 새 문 입구에 있는 방에서. 모든 백성의 귀에.





지도자들에게 보고

11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Micaiah)가 두루마리에서 야훼의 모든 말씀을 들었다.

12 그가 왕궁으로 내려가서 엘리사마(Elishama)의 서기관 방으로 갔다.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앉아 있었다. 엘리사마(Elishama) 서기관과 들라야(Delaiah)의 아들 스마야(Shemaiah)와 악볼(Achbor)의 아들 엘라단(Elnathan)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Gemariah)와 한냐의 아들 시드기야(Zedekiah)와 다른 모든 지도자들이.

13 미가야가 그들에게 바룩이 백성의 귀에 두루마리를 읽을 때 들은 모든 말씀을 전했다.

14 모든 지도자들이 구시(Cushi)의 증손자, 셀레먀(Shelemiah)의 손자, 느다냐(Nethaniah)의 아들 여후디(Jehudi)를 바룩에게 보냈다. 말했다. “네가 백성의 귀에 읽은 두루마리를 들고 우리에게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들고 그들에게 갔다.

15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앉아서 우리 귀에 읽어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읽어주었다.

16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자 서로 두려워하며 바룩에게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왕에게 이 모든 말씀을 알려야겠다.”

17 그들이 바룩에게 물었다.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말해라.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

18 바룩이 그들에게 말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입으로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었다. 나는 잉크로 두루마리에 기록했다.”

19 지도자들이 바룩에게 말했다. “가라. 너와 예레미야를 숨겨라. 아무도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지 마라.”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다

20 그들이 두루마리를 엘리사마 서기관 방에 두고 왕의 방으로 들어가서 왕의 귀에 모든 말씀을 전했다.

21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가 엘리사마 서기관 방에서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왕과 그의 앞에 서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귀에 읽어주었다.

22 아홉째 달이었다. 왕이 겨울 집에 앉아 있었다. 앞에 화로에 불이 피워져 있었다.

23 여후디가 서너 단을 읽으면 왕이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로의 불에 던져 넣었다. 두루마리 전체가 불에 타없어질 때까지.

24 왕과 두루마리를 들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옷을 찢지도 않았다.

25 엘라단(Elnathan)과 들라야(Delaiah)와 그마랴(Gemariah)가 왕에게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했다. 왕이 듣지 않았다.

26 왕이 함므엘렉(Hammelech)의 아들 여라멜(Jerahmeel)과 아스리엘(Azriel)의 아들 스라야(Seraiah)와 압드엘(Abdeel)의 아들 셀레먀(Shelemiah)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라 했다. 야훼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두루마리가 다시 쓰이다

27 왕이 두루마리를 태운 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28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그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모든 말씀을 거기에 다시 써라.

29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이 두루마리를 태웠다. ’왜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과 짐승을 없애겠느냐?’라고 말했다.

30 그러므로 야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에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자손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는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던져진 채로 있을 것이다.

31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그의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한 재앙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말한 재앙들을 내가 가져오겠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32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두루마리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적었다. 거기에 그런 종류의 말씀이 더 많이 더해졌다.

이 장은 성경 본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본문 안에서 보여주는 드문 장면이다. 예언자가 말한다. 서기관이 받아 적는다. 두루마리가 낭독된다. 왕이 불태운다. 다시 쓴다. 더 길게. 박해가 오히려 보존을 가져왔다.

여호야김의 칼은 예리했다. 서너 단씩 잘라 불에 던졌다. 그가 두루마리 전체를 태우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상당히 길었다는 뜻이다. 왕이 두루마리를 태우는 동안 지도자들 중 셋이 말렸다. 왕이 듣지 않았다. 그 셋은 나중에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겨준 사람들과 연결된다. 왕궁 안에도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룩 — 예레미야의 비서이자 동반자. 예레미야서의 상당 부분이 바룩의 손에서 나왔을 것이다. 1975년과 1996년에 예루살렘과 런던에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인장”이 새겨진 점토 인장이 발견됐다. “바룩 빈 네리야 하소페르(서기관)” — BC 7세기 말의 것으로 추정된다.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증거다.



다음 장 —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됐다. 예레미야가 탈영 혐의로 체포된다.




예레미야 37장 — 감옥에 갇히다


시드기야의 시대

1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가 왕이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웠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 대신이었다.

2 그와 그의 신하들과 이 땅의 백성이 야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3 시드기야 왕이 셀레먀(Shelemiah)의 아들 여후갈(Jehucal)과 제사장 마아세야(Maaseiah)의 아들 스바냐(Zephaniah · ㉸ 스파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냈다.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다.

4 예레미야는 그 때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은 채 백성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5 그 때에 바로(Pharaoh · ㉸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갈대아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났다.





이집트 군대에 속지 마라

6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7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 왕이 나를 구하러 너희에게 보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보라,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돕기 위해 나왔지만 그들의 땅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8 갈대아인들이 돌아와서 이 성과 싸워 이 성을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다.

9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대아인들이 우리에게서 분명히 떠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0 너희가 너희와 싸우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들 중 부상당한 자만 남겨두었다 해도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예레미야가 체포되다

11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물러날 때,

12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나갔다. 베냐민 땅으로 가서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을 받으려 했다.

13 그가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 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하나냐(Hananiah)의 손자, 셀레먀(Shelemiah)의 아들 이리야(Irijah)라는 문지기 장교가 있었다.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갈대아인들에게로 탈영하고 있소.”

14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갈대아인들에게로 탈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리야가 예레미야에게 듣지 않았다. 예레미야를 잡아 지도자들에게 데려갔다.

15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렸다. 서기관 요나단(Jonathan)의 집에 그를 가두었다. 그 집을 감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16 예레미야가 지하 감방, 갇힌 공간에 들어갔다. 예레미야가 거기서 여러 날 있었다.





시드기야가 몰래 묻다

17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자기 궁에서 몰래 물었다.

“야훼로부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다.

“있습니다. 당신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18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넣었습니까?

19 당신들에게 예언한 당신들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당신과 이 땅을 치러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자들이.

20 그러므로 내 주 왕이여, 이제 내 간청을 들으십시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지 않도록.”

21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가두었다. 그에게 매일 빵 한 덩어리씩 빵 굽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주게 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있었다.

시드기야는 이상한 왕이다. 예레미야를 두려워해 체포하게 내버려 두지만, 몰래 데려다 묻는다.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면서도 그 말대로 행동하지도 못한다. 두려움이 양쪽으로 작용한다 — 예레미야를 두려워하는 것과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는 것. 그는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과 무관하지 않다.

이리야의 고발 — “탈영하고 있소.” 예레미야가 베냐민 문을 향해 나가는 것은 아나돗의 밭 문제(32장의 밭 구매)를 처리하러 가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시기 베냐민 문은 갈대아인들이 포위를 풀고 물러난 방향이었다.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투항하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미 반역자로 의심받았다.



다음 장 —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진다. 에티오피아 환관 에벳멜렉이 그를 끌어올린다.




예레미야 38장 — 진흙 구덩이


투항하라는 예언

1 맛단(Mattan)의 아들 스바댜(Shephatiah)와 바스훌의 아들 그달리야(Gedaliah)와 셀레먀(Shelemiah)의 아들 유갈(Jucal)과 마아세야의 아들 바스훌(Pashhur)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2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에 남아 있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들에게 나가는 자는 살 것이다. 그가 자기 목숨을 노획물처럼 얻을 것이다. 그리고 살 것이다.

3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구덩이 속으로

4 지도자들이 왕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가 이 성 안에 남은 전쟁 군사들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 백성의 평화가 아니라 재앙을 추구합니다.”

5 시드기야 왕이 말했다.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이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아 감옥 뜰에 있는 함므엘렉(Hammelech)의 아들 말기야(Malchiah)의 구덩이 속으로 줄에 달아 내렸다. 구덩이 안에는 물이 없었다. 진흙만 있었다. 예레미야가 진흙 속에 빠져 들어갔다.

구덩이(בּוֹר — 보르) — 고대 이스라엘에서 물 저장용 웅덩이를 파두었다가 감옥으로 쓰기도 했다.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다(창세기 37:24). 같은 단어다. 진흙만 있는 구덩이는 익사의 위험은 없지만 천천히 빠져드는 것을 막을 방법도 없다. 굶주림과 추위와 공기 부족 — 예레미야는 그 안에 던져졌다.





에벳멜렉이 구하다

7 왕궁의 신하인 에티오피아(Ethiopia) 사람 에벳멜렉(Ebed-melech · ㉸ 에베드멜렉)이 들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었다는 것을. 그 때에 왕이 베냐민 문(Benjamin Gate)에 앉아 있었다.

8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말했다.

9 “내 주 왕이여, 이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것은 모든 악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성 안에 빵이 없는데 그는 거기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10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했다.

“여기서 삼십 명을 데려가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올려라.”

11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보물창고 아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낡은 헝겊 조각들과 낡은 넝마들을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구덩이 속으로 줄에 달아 내려보냈다.

12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이 낡은 헝겊 조각들과 낡은 넝마들을 네 겨드랑이 밑에 대어라. 줄 위에.”

예레미야가 그대로 했다.

13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렸다.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머물렀다.

에벳멜렉(“왕의 종”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름, 실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 에티오피아(누비아) 출신 환관이다. 외국인이다. 왕궁 관리다. 그런데 그가 행동한다.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졌다. 왕은 막지 않았다. 환관 에벳멜렉이 왕에게 직접 청했다. 줄과 헝겊 조각들을 준비해서 끌어올렸다. 겨드랑이에 헝겊을 먼저 대는 섬세함 — 날카로운 줄이 피부를 상하지 않도록. 이방인 출신 환관이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한다. 에스겔 14:14에서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으로 나열된다. 에벳멜렉은 그 범주에 속할 만하다.

39:15-18에서 야훼가 에벳멜렉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 “네가 나를 신뢰했으므로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외국인 환관의 신뢰가 야훼의 응답을 불러온다.





왕이 다시 몰래 묻다

14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훼의 집 셋째 입구로 데려오게 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네게 한 가지를 묻겠다. 내게 숨기지 마라.”

1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조언을 해도 당신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16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몰래 맹세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만드신 야훼의 이름으로 —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너를 이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네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예레미야의 조언

17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나가면 당신의 생명도 살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집안도 살 것입니다.

18 그러나 당신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나가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을 불태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이미 탈영한 유다인들이 두렵다. 갈대아인들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다.”

20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르는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살 것이고 당신에게 좋을 것입니다.

21 그러나 당신이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야훼께서 내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2 보라, 유다 왕의 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인들이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한 친구들이 당신을 속였다.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져들 때 그들이 돌아섰다.’

23 당신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이 갈대아인들에게 끌려나갈 것입니다. 당신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손이 당신을 잡을 것입니다. 이 성을 불태울 것입니다.”





왕의 선택과 비밀

24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아무도 이 말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25 지도자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는 것을 듣고 와서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왕이 네게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

26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여호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거기서 죽지 않도록 왕에게 간청했다.’”

27 모든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 대화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8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날까지 감옥 뜰에 머물렀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서 야훼의 뜻을 들었다. 나가면 산다. 안 나가면 죽는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탈영한 유다인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라고. 조롱이 두려워서 죽음을 택했다. 시드기야의 비극은 무지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알면서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 장 —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BC 587년.




예레미야 39장 — 예루살렘 함락, BC 587


성이 뚫리다

1 유다 왕 시드기야의 구년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성을 포위했다.

2 시드기야의 십일년 사월 구일에 성벽이 뚫렸다.

열왕기하 25장은 이 날짜를 같이 기록한다. 사월 구일 — 유대력으로 아브(Av)월이 아니라 담무즈(Tammuz)월이다. 학자들은 성벽이 뚫린 날(사월 구일)과 성전이 불탄 날(오월 칠일, 혹은 십일)을 구분한다. BC 588년 포위 시작, BC 587년 7월 성벽 함락. 약 18개월의 포위였다.





시드기야가 도망치다

3 바벨론 왕의 모든 신하들이 들어와 중간 문에 앉았다. 네르갈사레셀(Nergal-sharezer · ㉸ 네르갈-사레체르), 삼갈느보(Samgar-nebo), 내시장 살스김(Sarsechim), 고관 네르갈사레셀, 바벨론 왕의 모든 나머지 고관들.

4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밤에 왕의 동산 길을 통해 두 성벽 사이 문으로 성에서 도망쳤다. 아라바 길로 나갔다.

5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아 여리고(Jericho · ㉸ 예리코)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를 잡아 하맛(Hamath) 땅 리블라(Riblah)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데려갔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6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였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였다.

7 그런 다음 그가 시드기야의 눈을 뽑았다. 바벨론으로 데려가려고 청동 쇠사슬로 결박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본 것 — 그것이 아들들의 처형 장면이었다. 두 눈이 뽑히기 전,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그것이었다. 그 기억이 영원히 남았다. 에스겔 12:13이 미리 예언했다 — “그가 바빌론을 볼 것이나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도망쳤으므로 여리고에서 잡혔다. 살아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지만 두 눈이 없었다. 바빌론을 볼 수 없었다. 예언이 그렇게 성취됐다.

구약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다. 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죽이는 것.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하고 눈을 뽑는 것. 이것은 고대 근동의 반역자에 대한 처벌로 알려진 형식이다.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 다윗 왕조의 후계자들을 제거하고, 시드기야를 살려두되 무력화하는 것.





예루살렘이 불타다

8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태웠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었다.

9 성 안에 남아 있던 나머지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를 호위대장 느부사라단(Nebuzaradan · ㉸ 느부자르아단)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10 그러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백성 일부를 유다 땅에 남겨두었다. 그 날 그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





예레미야를 부탁하라

1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했다.

12 “그를 데려다가 잘 돌봐라. 그에게 아무 해도 가하지 마라.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13 호위대장 느부사라단과 느부삿스반(Nebushazban) 내시장과 고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14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려왔다. 그를 사반(Shaphan)의 손자 아히감(Ahikam)의 아들 그달리야(Gedaliah)에게 넘겨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그가 백성 가운데 살게 했다.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라고 명령한다. 수십 년간 자국에서 박해받고 감옥에 갇혔던 예언자가 적국 왕에 의해 자유를 얻는다. 아이러니가 극적이다.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투항하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바빌론 왕이 그를 친다.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은 살았다. 그의 말을 거부한 자들은 죽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옳았다는 역설적 증명이 그 자신의 자유다.





에벳멜렉에게 주어진 약속

15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했다.

16 “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한 내 말씀을 — 재앙이요 선이 아니라 — 이루겠다. 그 날에 그것들이 네 앞에서 성취될 것이다.

17 그러나 그 날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야훼의 말이다. 너는 두려워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을 것이다.

18 내가 반드시 너를 구하겠다. 너는 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네 목숨이 노획물처럼 네 것이 될 것이다. 야훼의 말이다.”

에벳멜렉 — 38장에서 왕에게 청하여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서 끌어올린 에티오피아 환관. 야훼가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방인, 환관, 하인. 그러나 그가 야훼를 신뢰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지 않은 것을 그가 했다. 그 신뢰가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 예레미야서에서 진정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변두리 사람들이다 — 이방인 에벳멜렉, 외성에 살던 기생 라합(여호수아서), 모압 여인 룻. 중심에서 가장 멀었던 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다.

예루살렘 함락(BC 587년)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깊은 단절이다. 성전이 불탔다. 다윗 왕조가 포로로 끌려갔다. 이 사건은 신앙의 언어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 —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시온이 무너졌는데. 예레미야는 이미 그 질문에 답했다. 장소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율법. 성전이 아니라 야훼와의 직접적 관계. 새 언약은 건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포로기 신학의 출발점이다.



예레미야 39장 끝.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살아남아 그달리야의 집에 머물렀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예레미야 40장 — 예레미야의 선택


풀려남

1 호위대장 느부사라단(Nebuzaradan · ㉸ 느부자르아단)이 예레미야를 라마(Ramah)에서 풀어주었을 때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포로들 중에 사슬에 묶여 있었다.

2 호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불러내어 말했다.

“야훼 당신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3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너희가 야훼께 죄를 범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입니다. 4 보십시오, 오늘 내가 당신 손의 사슬을 풀었습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여기면 가십시오. 내가 당신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벨론에 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면 가지 않아도 됩니다. 보십시오, 온 땅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어디든지 좋고 옳다고 여기는 곳으로 가십시오.”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 중 하나다. 이방의 장군이 예레미야를 풀어준다. 그리고 이방인의 입으로 “야훼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왔다”고 말한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유다 백성에게 전한 말을 바벨론 장군이 요약해 준다. 포로의 해방은 승자의 손에서 왔다.

5 예레미야가 돌아서지 않자 느부사라단이 말했다.

“그달리야(Gedaliah)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사반(Shaphan)의 손자요 아히감(Ahikam)의 아들인 그달리야를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사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옳다고 여기는 어디든지 가십시오.”

호위대장이 그에게 식량과 예물을 주어 그를 보냈다.

6 예레미야는 미스바(Mizpah · ㉸ 미츠파)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 머물렀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았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는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갔다. 바벨론 궁정이 아니라 미스바의 잔류민들 곁이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는 끝까지 이 백성 안에 있기를 선택했다.





미스바에 모이다

7 들판에 있던 유다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그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난한 자들 —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그 땅의 가난한 자들 — 을 그에게 맡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8 그들이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 왔다. 느다냐(Nethaniah)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Careah)의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그리고 단후멧(Tanhumeth)의 아들 스라야(Seraiah), 느도바(Netophah) 사람의 아들들, 마아가(Maacah) 사람의 아들 야아산야(Jaazaniah), 이들과 그들의 부하들이었다.

9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그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갈대아인들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거주하며 바벨론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에게 잘 될 것입니다. 10 보십시오, 나는 미스바에 거주하며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인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당신들의 그릇에 담아두고 당신들이 빼앗은 성읍들에 거주하십시오.”

11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에돔과 모든 나라들에 있던 유다인들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남은 자들을 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그들 위에 세웠다는 소식도 들었다.

12 그러자 그 유다인들이 쫓겨났던 모든 곳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유다 땅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로 와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매우 많이 모았다.

이 짧은 귀환의 장면에서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흩어졌던 이들이 돌아온다. 포도주와 여름 과일이 풍성하다. 폐허 위의 수확이다. 그달리야의 지도 아래 유다 잔류민들은 다시 시작하려 했다. 그 시작은 오래 가지 못한다.





음모의 경고

13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의 그달리야에게 와서 말했다.

14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Baalis)가 당신을 죽이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달리야에게 비밀히 말했다.

“내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어찌하여 그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아 당신에게 모인 모든 유다인이 흩어지게 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이 멸망하게 합니까?”

16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말했다.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한 당신의 말은 거짓입니다.”

그달리야는 믿지 않았다. 그 불신이 그를 죽게 만든다. 요하난의 경고는 정확했다. 암몬 왕 바알리스는 실제로 배후에 있었다 — 유다 땅에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달리야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선함이 사람을 보는 눈을 흐리게 했다.

다음 장 — 이스마엘이 그달리야를 죽인다. 미스바의 가능성이 피와 함께 스러진다.




예레미야 41장 — 미스바의 피


그달리야가 죽다

1 일곱째 달에 왕족인 엘리사마(Elishama)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Ishmael)이 왕의 신하 중 열 명의 사람들과 함께 미스바의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왔다. 그들이 거기서 함께 빵을 먹었다.

2 그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칼로 쳐 죽였다.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삼은 자를.

3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서 발견된 갈대아 군인들도 죽였다.

이 암살의 날짜가 “일곱째 달”이다. 유대력으로 티쉬리(Tishri)월은 유대 새해(로쉬 하샤나)와 속죄일(욤 키푸르),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 거룩한 달이다. 암살은 성일 축제 기간에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 경계심이 낮은 때를 이용한 것이다. 유대교는 이 날을 그달리야 금식일(Tzom Gedaliah)로 기념한다. 티쉬리월 3일, 즉 유대 새해 이틀 뒤다. 최후의 희망이 사라진 날이다.





학살이 이어지다

4 그달리야를 죽인 다음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

5 세겜(Shechem · ㉸ 스켐)과 실로(Shiloh)와 사마리아(Samaria)에서 여든 명의 사람이 왔다.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고, 손에는 곡식 제물과 향을 가지고 왔다.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려고.

6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나와 그들을 만나러 걸어가며 울었다. 그가 그들을 만나 말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오십시오.”

7 그들이 성읍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죽여 구덩이 안에 던졌다.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8 그러나 그들 중 열 명이 이스마엘에게 말했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습니다. 밭에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멈추었다. 그들을 형제들 가운데서 죽이지 않았다.

9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달리야 때문에 죽인 모든 사람을 던진 구덩이는 아사(Asa) 왕이 이스라엘(Israel) 왕 바아사(Baasha) 때문에 만든 큰 구덩이였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살해된 자들로 그 구덩이를 가득 채웠다.

세겜, 실로, 사마리아에서 온 여든 명의 순례자들 — 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었다. BC 722년 앗수르에 멸망한 북왕국 땅. 그들도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향하던 슬픔의 순례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속여 죽였다. 이유가 없는 학살이었다. 정치적 목적조차 없었다.





이스마엘이 도주하다

10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있는 백성의 나머지 모두를 포로로 잡았다. 왕의 딸들과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맡긴 모든 백성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Ammon) 자손에게로 건너가려 했다.

11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해 들었다.

12 그들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서 기브온(Gibeon)의 큰 물가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13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을 보고 기뻐했다.

14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포로로 잡아간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갔다.

15 그러나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여덟 명의 사람들과 함께 요하난을 피해 도망쳐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





남은 자들이 결정을 앞두다

16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죽인 후 미스바에서 데리고 온 모든 남은 백성을 — 군사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환관들을 — 기브온에서 데려왔다.

17 그들이 떠나 베들레헴(Bethlehem) 근처 킴함(Chimham)의 거처에 머물렀다. 이집트로 가려고.

18 갈대아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삼은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를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달리야 암살 이후 살아남은 자들은 공포 속에 있었다. 총독을 죽였다 — 바벨론의 보복이 올 것이다. 그들은 이집트로 도망치려 했다. 이 결정이 다음 두 장(42-43장)의 중심 갈등이 된다.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갔다.

다음 장 — 이집트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묻는다. 그리고 그 대답을 무시한다.




예레미야 42장 — 묻고, 듣지 않으려는 자들


백성이 묻다

1 군대 장관들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Johanan)과 호샤야(Hoshaiah)의 아들 아사랴(Azariah)와 모든 백성이 —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 가까이 나아와

2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당신의 하나님 야훼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이전처럼 우리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집트 땅으로 가야 하는지,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4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말대로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당신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들에게 숨기지 않겠습니다.”

5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따라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야훼께서 우리에 대해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십니다. 6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당신을 보내신 당신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잘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약은 공허하게 들린다. 43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대답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을 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서약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들은 확인을 원했다. 동의를 원했다. 예언이 아니라 허락을 원했다.





야훼가 응답하시다

7 열흘이 지난 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8 예레미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들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9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내서 당신들의 간청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그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 ’당신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당신들을 세우고 허물지 않겠다. 내가 당신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당신들에게 행한 재앙에 대해 내가 뉘우치기 때문이다.

11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과 함께하여 당신들을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당신들을 건지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12 내가 당신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그가 당신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당신들을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13 그러나 당신들이 이 땅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하고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14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겠다고 말한다면 —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배고픔도 없고, 거기서 살겠다 한다면 —

15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이 만일 이집트로 들어가기로 굳게 결정했다면, 그리고 가서 거기 거류한다면,

16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거기서 당신들이 죽을 것이다.

17 이집트로 들어가 거기서 거류하려고 결심한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살아남는 자도 피난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선택의 대답이다. 머무르면 살겠다. 이집트로 가면 죽겠다. 둘 다 이전에 들은 말처럼 들린다.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바벨론에 항복하고 땅에 머물라고 말해왔다. 그 메시지가 포로 이후에도 같다. 야훼는 일관되다. 백성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경고의 날카로운 끝

18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내 분노와 진노가 쏟아진 것처럼 이집트로 가는 당신들에게 내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당신들은 저주와 충격과 조롱과 비난이 될 것이다. 그 장소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19 유다의 남은 자들아, 야훼가 당신들에게 말했다. 이집트로 가지 마라.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경고한 것을 분명히 알아라.

20 당신들이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 스스로를 속였다. 당신들이 나를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께 보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면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했다.

21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전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가 나를 통해 당신들에게 보내신 모든 것에서.

22 그러므로 이제 분명히 알아라. 당신들이 가서 거류하려고 가는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당신들이 자신들의 영혼에 대해 스스로를 속였다” — 이 구절이 핵심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진심으로 묻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원하는 대답을 얻으러 왔다. 이집트로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러 왔다. 야훼가 다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질문은 있었다. 경청은 없었다.

다음 장 — 그들이 이집트로 간다. 예레미야를 데리고.




예레미야 43장 — 이집트로


거절

1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야훼가 그를 그들에게 보내신 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하기를 마쳤을 때,

2 호샤야의 아들 아사랴(Azariah)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가 당신에게 ’이집트에 거류하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 오히려 네리야(Neriah)의 아들 바룩(Baruch)이 당신을 충동하여 우리를 거슬러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겨 죽이거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4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류하라는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5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 — 쫓겨났다가 거류했던 모든 나라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자들 — 을 데려갔다.

6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왕의 딸들과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야에게 맡긴 모든 사람들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7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다바네스(Tahpanhes · ㉸ 타흐판헤스)까지 들어갔다.

바룩을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는 것은 고전적인 음모론이다. 그들은 야훼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것을 차마 직접 말하지 못했다. 대신 예레미야의 비서를 적으로 삼았다. 바룩은 포로기 시대의 실존 인물이다. 1975년 예루살렘 골동품 시장에서 “여리야의 아들 베레갸의 종 바룩에게 속한 것”이라고 새겨진 점토 인장(불라)이 발견됐다. 본문의 “네리야의 아들 바룩”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름이다. 바룩은 실재했다. 그리고 이제 그도 이집트에 간다.





다바네스의 징조

8 다바네스에서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9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입구 포장된 구역의 진흙 속에 유다인들이 보는 앞에 묻어라.

10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보내어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네부카드네자르)을 불러올 것이다. 그가 자기 왕좌를 내가 묻어둔 이 돌들 위에 두겠다. 그가 그 위에 화려한 천막을 칠 것이다.

11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이다. 죽음으로 정해진 자는 죽음으로, 포로로 정해진 자는 포로로, 칼로 정해진 자는 칼로.

12 내가 이집트 신들의 신전들에 불을 지르겠다. 그가 그것들을 불사르고 그것들을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그가 이집트 땅을 목자가 자기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스스로 이집트를 몸에 걸치고 나갈 것이다. 그가 평안히 그곳에서 나갈 것이다.

13 그가 이집트 땅 벳세메스(Beth-shemesh —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 현 카이로 북동쪽 근교)의 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 신들의 신전들을 불로 태울 것이다.’”

다바네스는 오늘날 이집트 북동쪽 시나이 반도 입구 근처, 텔 데프네(Tell Defenneh)로 추정된다. 19세기 영국 고고학자 플린더스 페트리(Flinders Petrie)가 1886년 이 유적을 발굴했다. 발굴 중 넓은 포장 구역이 발견됐다 — 본문의 “포장된 구역”과 일치한다고 페트리는 주장했다. 확증하기는 어렵지만, 유적의 위치는 다바네스 비정과 잘 맞는다.

느부갓네살의 이집트 침공 — 역사 기록에 따르면 BC 568년경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했다. 바벨론 점토판이 이 침공을 부분적으로 확인한다. 그들이 도망친 이집트도 완전한 피신처가 아니었다.

다음 장 — 이집트에서의 우상숭배. 하늘 여왕에 대한 분향.




예레미야 44장 — 하늘 여왕


이집트의 유다인들에게

1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 대한 말씀이었다. 믹돌(Migdol)과 다바네스와 놉(Noph · ㉸ 노프)과 바드로스(Pathros) 땅에 사는 자들에게.

2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았다.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폐하여 거주자가 없다. 3 그것들이 악을 행하여 나를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도, 당신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섬겼기 때문이다. 4 내가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 ’당신들이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것을 행하지 마라’고 말하게 하면서. 5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의 진노, 나의 분노가 쏟아져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이 불태워져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폐허가 되었다.”

이 서두는 법정 기소처럼 들린다. 증거는 눈앞에 있다 — 불탄 성읍들, 빈 거리들. 예언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는 표현은 예레미야서의 관용구다. 1장부터 반복되는 패턴이다. 경고했다. 듣지 않았다. 재앙이 왔다. 이제 이집트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 장의 무게다.





하늘 여왕

15 그러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모든 남자들과 거기에 서 있던 모든 여자들 — 이집트 땅 바드로스에 살던 많은 무리들 — 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16 “당신이 야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한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17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입에서 나간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녀에게 전제(奠祭)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하던 것처럼. 그 때 우리는 빵을 배불리 먹었고 번영했으며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다. 18 그러나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것을 그친 이후로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해졌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했습니다.”

19 여자들이 말했다. “내가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녀에게 전제를 드릴 때, 우리 남편들의 허락 없이 그녀를 위해 과자를 만들고 전제를 드렸습니까?”

“하늘 여왕(מְלֶכֶת הַשָּׁמַיִם — 멜레케트 하샤마임)” — 가나안의 풍요 여신이다. 아세라(Asherah), 혹은 바벨론의 이슈타르(Ishtar), 혹은 가나안의 아스타르테(Astarte)와 동일시된다. 수천 년간 레반트 지역에서 여신 숭배가 일상이었음을 이 고백이 보여준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백성의 논리다 — 여신에게 분향했을 때 번영했다는 것이다. 번영 신학의 역(逆)이다: 야훼를 섬기니 망했고, 여신을 섬기니 잘 살았다는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이 여신 숭배는 실재했다. 이집트 남부 엘레판티네(Elephantine)에서 발견된 유다인 공동체 문서들(BC 5세기 아람어 파피루스)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야훼(야후)와 함께 아나트(Anat) 여신을 숭배했다. 성전 파괴 이후 이집트로 도망친 유다인들 사이에서 혼합 종교 관행이 지속됐음을 확인해 주는 1등 사료다.





예레미야의 응답

20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는 모든 백성에게 — 남자들과 여자들과 대답한 모든 백성에게 — 말했다.

21 “당신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것 —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들과 당신들의 왕들과 당신들의 통치자들과 나라의 백성들 — 그것을 야훼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마음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22 야훼가 당신들의 행위의 악함과 당신들이 행한 가증한 것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놀라움이 되고 저주가 되고 거주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23 당신들이 야훼께 죄를 범하고 야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법과 그의 규례와 그의 규정들 안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늘날과 같이 당신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24 예레미야가 또 모든 백성과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25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행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기로 한 서원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했다. 당신들의 서원을 굳히고 당신들의 서원을 이행하라.’”

이것은 냉소적 허락이다. 진정한 허락이 아니다. “그 길로 가라. 그러나 그 결과를 보라.” 예레미야는 포기했는가? 아니다. 이 허락 뒤에 바로 심판의 말씀이 따라온다. 이것은 야훼가 더 이상 말리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자유의지의 끝,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다.





마지막 징조

26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여,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보라, 내가 내 큰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유다 사람의 입에 내 이름이 결코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주 야훼께서 사시거니와’라는 말이.

27 보라, 내가 그들을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위해 지켜보겠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당할 때까지. 온전히 사라질 것이다.

28 칼에서 피한 자들 중 적은 수가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 거류하러 간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이 내 말과 그들의 말 중 누구의 말이 서겠는지 알게 될 것이다.

29 이것이 당신들에 대한 나의 징조다.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이 장소에서 당신들을 벌하겠다고 한 것이 참된 것임을 — 30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Zedekiah)를 그의 원수요 그의 목숨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준 것처럼 이집트 왕 바로 호브라(Pharaoh Hophra · ㉸ 파라오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 그의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로 호브라(재위 BC 589-570년)는 실제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이집트 내부 반란으로 아마시스(Amasis)에게 권력을 빼앗기고 살해됐다. 이 역사적 사실이 44장의 예언을 확인한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os)가 호브라의 최후를 기록했다.

44장은 예레미야서 안에서 가장 격렬한 대화가 담긴 장이다. 야훼와 백성이 정면으로 맞선다. 백성은 야훼보다 여신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말한다. 예레미야서는 그 주장을 논리로 반박하지 않는다. 역사로 반박한다. 망한 예루살렘이 증거다.

다음 장 — 바룩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짧은 말씀.




예레미야 45장 — 바룩에게 한 말씀


배경

1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Jehoiakim)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Neriah)의 아들 바룩이 책에 이 말씀들을 기록할 때 바룩에게 한 말씀이다.





바룩의 탄식

2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너 바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3 “네가 말했다. ‘나는 불쌍하다! 야훼께서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내 신음에 지쳤다. 안식을 찾을 수 없다.’”

이 짧은 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위치가 독특하다. 내용상 여호야김 4년(BC 605년), 예레미야서 36장의 두루마리 사건 직후에 해당한다. 그런데 편집자가 이 장을 44장 뒤, 거의 책의 끝 부분에 놓았다. 왜인가? 44장이 이집트의 배역으로 끝난 뒤, 45장이 비서 바룩의 인간적 탈진으로 끊는다. 독자도, 바룩도 지쳤다. 그 탈진에 야훼가 응답하신다.





야훼의 응답

4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허물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뽑을 것이다. 온 땅에서.

5 너는 네 자신을 위해 큰 것을 구하느냐? 구하지 마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목숨을 노략물로 네게 주겠다.”

“네 목숨을 노략물로 주겠다” — 이것은 예레미야서가 살아남는 자에게 반복하는 약속 공식이다. 화려한 미래가 아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말이다. 바룩은 큰 것을 원했다. 예레미야의 비서였지만 자신의 이름, 자신의 안정, 자신의 미래를 원했다. 야훼는 그 욕망을 꺾지 않는다. 다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말해준다.

온 땅이 허물어지는 시대다.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이 선물이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이집트까지 갔다. 그가 거기서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다. 성경은 더 말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점토 인장(불라)만 남았다 — 1975년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그 인장이 그가 실재했다는 것을 증언한다. 역사가 그를 잊지 않았다.

이 짧은 장은 예레미야서의 작별 인사 같다. 여기서 예레미야와 바룩의 개인적 이야기가 끝난다. 46장부터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신탁이 이어진다.

다음 장 — 이집트에 대한 신탁. 갈그미스 전투의 메아리.




예레미야 46장 — 이집트여, 나일강이 넘친들


표제

1 이방 민족들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다.





갈그미스의 패배

2 이집트에 대한 것이다. 느고(Necho · ㉸ 네코) 왕의 군대에 대한 것이다. 그 군대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시야의 제4년에 유브라데(Euphrates · ㉸ 유프라테스) 강 가의 갈그미스(Carchemish · ㉸ 카르크미스)에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했다.

3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추어라. 싸움에 나아가라. 4 말들에 안장을 얹어라. 기병들이여 올라타라. 투구를 쓰고 서라. 창을 갈아 놓아라. 갑옷을 입어라.

5 어찌하여 내가 보는가, 그들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그들의 용사들이 패배하여 도망치는 것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두려움이 사방에. 야훼의 말씀이다.

6 빠른 자도 도망치지 못한다. 용사도 피하지 못한다.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 가로. 그들이 비틀거리다 쓰러진다.

7 나일강처럼 솟구치는 자가 누구냐? 강들처럼 물이 굽이치는 자가 누구냐?

8 이집트가 나일강처럼 솟구친다. 강들처럼 물이 굽이친다. 그가 말한다. ‘내가 솟구쳐 땅을 덮겠다. 성읍들과 거기 사는 자들을 멸하겠다.’

9 말들이여 달려라. 병거들이여 미쳐 달려라. 용사들이여 나오라 — 구스(Cush · ㉸ 쿠스)와 붓(Put)이여 방패를 잡아라. 루딤(Ludim)이여 활을 구부려라.

10 그러나 그 날은 만군의 야훼, 주의 날이다.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날. 칼이 삼키고 배부를 것이다. 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할 것이다. 만군의 야훼, 주가 북쪽 유브라데 강 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 — 이것은 고대 근동사의 분기점이다. 앗수르 제국이 멸망한 후 이집트(느고 2세)와 바벨론(느부갓네살)이 패권을 다투었다. 유브라데 강 가의 갈그미스(오늘날 시리아-터키 국경 근처)에서 이집트 군대가 완패했다. 이 날 이후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넘어갔다. 바벨론 연대기(British Museum, BM 21946)가 이 전투를 기록했다. “느부갓네살 왕자가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대를 무찔렀다.” 이 승리가 다니엘 1장 여호야김 3년의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으로 이어진다.





이집트에 임할 재앙

11 “처녀 딸 이집트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가져오라. 네가 치료를 위해 많은 약을 써도 고칠 수 없다.

12 민족들이 네 수치를 들었다. 네 외침이 땅에 가득했다. 용사가 용사에게 비틀거렸다. 그들이 함께 쓰러졌다.”

13 야훼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이라고.

14 “이집트에서 선포하라. 믹돌에서 선포하라. 놉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라. ‘서 있어라. 준비하라. 칼이 네 사방을 삼켰다.’

15 어찌하여 네 용사들이 쓸려갔는가? 그들이 서지 못했다. 야훼가 그들을 밀쳤기 때문이다.

16 그가 많이 비틀거리게 했다. 그들이 서로 쓰러졌다. 그들이 말했다. ‘일어나라. 우리가 억압하는 칼을 피해 우리 백성에게,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17 거기서 그들이 외쳤다. ‘이집트 왕 바로는 소음뿐이다. 그가 정한 때를 지나쳤다.’

18 나의 이름이 만군의 야훼인 왕이 말씀하신다. 산들 중의 다볼산처럼, 바다 가의 갈멜산처럼 그가 오겠다.

19 이집트에 거주하는 딸이여, 포로의 짐을 꾸려라. 놉이 황폐하게 되고 불태워져 거주자가 없을 것이다.

20 이집트는 매우 아름다운 암송아지이지만 북쪽에서 온 등에가 왔다.

21 그 가운데 있는 고용된 용사들도 살찐 송아지들 같다. 그들도 돌이켜 함께 도망쳤다. 그들이 서지 못했다.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멸망의 시대가.

22 이집트의 소리가 뱀처럼 가겠다. 그들이 군대로 진격하겠다. 도끼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겠다. 나무 찍는 자들처럼.

23 그들이 그 숲을 찍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그것을 셀 수 없어도. 그들이 메뚜기보다 많기 때문이다.

24 딸 이집트가 수치를 당한다.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진다.”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

25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집트의 신 아몬(Amon · ㉸ 아문)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을 — 바로와 그를 믿는 자들을 — 벌하겠다. 26 내가 그들을 그 목숨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그 후에 옛날같이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 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27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겠다. 네 자손을 그들의 포로 된 땅에서. 야곱이 돌아와 평온하고 안전하게 쉴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28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보낸 모든 민족들을 끝내겠다. 그러나 너를 끝내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의로 훈계할 것이다. 결코 죄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46장의 끝이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로 끝나는 것은 이방 신탁 전체의 패턴이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구원의 역면(逆面)이다. 이집트가 무너진다. 그러나 야곱은 남겠다. 이 이중 메시지가 46-51장 전체를 감싼다.

다음 장 — 블레셋에 대한 신탁.




예레미야 47장 — 블레셋이여, 칼을 쉬게 하라


표제

1 바로가 가사(Gaza · ㉸ 가자)를 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다.





북쪽의 홍수

2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물이 북쪽에서 솟구쳐 오른다. 넘치는 강이 될 것이다. 그것이 땅과 그 가득한 것들을 넘칠 것이다. 성읍들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사람들이 부르짖겠다.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통곡할 것이다.

3 그의 준마들의 발굽 소리 때문에. 그의 병거들이 달리는 소리 때문에. 그의 바퀴들이 울리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들이 손이 늘어져 자기 자녀들을 돌아보지 못한다. 그들의 손이 힘이 없기 때문에.

4 블레셋을 멸하고 두로(Tyre · ㉸ 티로)와 시돈(Sidon)에게 남은 자들을 모두 끊어버리는 날을 위해. 야훼가 블레셋을 멸하겠다. 갑돌(Caphtor — 크레타 섬 또는 에게해 연안)의 남은 자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 — 그들은 “해양 민족(Sea Peoples)”이라 불리는 집단의 일부였다. BC 13-12세기 에게해와 소아시아에서 동지중해 연안으로 이주했다. 성경은 그들의 기원을 “갑돌(Caphtor)”로 표기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크레타 또는 에게해 지역과 연결시킨다. 이집트의 메르넵타 비문(BC 1208년경)과 람세스 3세의 메디넷 하부(Medinet Habu) 비문이 이 해양 민족의 침입을 기록한다. 블레셋의 5대 도시(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는 팔레스타인 해안 평야를 지배했다.





슬픔의 도시들

5 대머리가 가사(Gaza)에 임했다. 아스글론(Ashkelon · ㉸ 아스켈론)이 끊겼다. 그들의 골짜기의 남은 자들이여. 언제까지 네 자신을 베겠느냐?

6 아, 야훼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으로 들어가라. 쉬어라. 잠잠하라.

7 어찌 쉬겠느냐? 야훼가 그것에 명령하셨다. 아스글론을 치고 바다 해변을 치도록. 거기에 지정해 놓으셨다.”

“야훼의 칼이여,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 이 외침이 독특하다. 예레미야(또는 시인)가 칼에게 직접 말한다. 칼이 멈추기를 원하지만 멈출 수 없다. 야훼가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 신탁이 애가(哀歌)인 이유다. 심판을 선포하는 목소리 안에 슬픔이 있다.

아스글론(Ashkelon)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해안의 고대 항구도시. 발굴 결과(Leon Levy Expedition, 1985-2016)에 따르면 4천 년 이상 지속된 도시다. 블레셋 유물층이 BC 13-11세기에 명확히 나타난다. 가장 오래된 필리시아(Philistine) 도시들 중 하나다.

47장은 예레미야서 이방 신탁 중 가장 짧다. 그 간결함이 메시지를 더 날카롭게 한다. 북에서 오는 물, 말발굽 소리, 손이 늘어진 아버지들. 전쟁의 공포가 압축되어 있다.

다음 장 — 모압 신탁.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긴 이방 신탁.




예레미야 48장 — 모압이여, 포도주처럼 기울어져라


성읍들의 함락

1 모압에 대한 것이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느보(Nebo · ㉸ 네보)에 화가 있다. 무너졌다. 기랏아임(Kiriathaim · ㉸ 키랴타임)이 수치를 당하고 정복당했다. 높은 산성이 수치를 당하고 무너졌다.

2 모압의 영광이 더 이상 없다. 헤스본(Heshbon)에서 그들이 재앙을 꾀했다. ‘오라, 우리가 그것을 끊고 민족 됨을 그치게 하자.’ 맛멘(Madmen)이여 너도 잠잠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3 호로나임(Horonaim)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파멸과 큰 무너짐의 소리가.

4 모압이 부서졌다. 그 어린아이들이 울음소리를 들린다.

5 루힛 고개에서 그들이 통곡하며 올라간다. 호로나임 내리막에서 원수들이 파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6 도망쳐라. 목숨을 구해라. 광야의 향나무처럼 되어라.

7 네가 네 일과 네 보물들을 믿었기 때문에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Chemosh · ㉸ 크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8 멸망시키는 자가 모든 성읍에 이를 것이다. 성읍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도 멸망하겠다. 평원도 황폐하겠다. 야훼가 말씀하신 것처럼.

9 모압에 소금을 주어라. 그것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주자가 없을 것이다.”

그모스 — 모압의 국가 신이다. 메사 비문(Mesha Stele, BC 9세기)이 그모스를 언급한다. 1868년 요르단 디반(Dhiban, 고대 디본)에서 발견된 이 현무암 비문은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그모스에게 감사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비문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다. 현재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예레미야 48장의 배경이 되는 모압 종교 현실을 1차 사료로 확인해 준다.





헤스본에서의 탄식

10 “야훼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저주받아라. 칼을 피로부터 아끼는 자도 저주받아라.

11 모압이 어릴 때부터 평안했다. 찌꺼기 위에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그릇에서 그릇으로 붓지 않았다. 포로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맛이 그대로 남고 그 향기가 변하지 않았다.

12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그에게 기울이는 자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그것을 기울이고 그 그릇들을 비울 것이다. 그리고 그 항아리들을 부수겠다.

13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벧엘(Bethel · ㉸ 베텔)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 수치를 당한 것처럼.”

“찌꺼기 위에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 포도주 발효 비유다. 포도주를 한 통에서 다른 통으로 옮기지 않으면 찌꺼기가 가라앉고 맛이 익는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으면 정화되지 않는다. 도전과 위기 없이 안정 속에 있던 모압이 결국 찌꺼기처럼 비워지게 된다는 이미지다.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시적인 구절 중 하나다.





교만의 처벌

14 “어찌하여 너희가 말하느냐.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쟁에서 용감한 자들이다’라고?

15 모압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 성읍들이 올라가겠다. 그 선택된 젊은이들이 도살하러 내려갔다. 왕이라고, 그 이름이 만군의 야훼인 왕이 말씀하신다.

16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 왔다. 그의 고통이 매우 빨리 온다.

17 그를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해 슬퍼하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여, 그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여. ’그 강한 지팡이가, 아름다운 막대기가 어찌 꺾어졌는가?’라고 말하라.

18 딸 디본(Dibon)이여, 영광에서 내려와 마른 땅에 앉아라. 모압의 멸망시키는 자가 너를 향해 올라와 네 요새들을 파괴할 것이다.

19 아로엘(Aroer · ㉸ 아로에르)에 거주하는 자여 길가에 서서 살펴보라.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물어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20 모압이 부끄러움을 당했다. 무너졌다. 통곡하며 부르짖어라. 아르논(Arnon)에서 선포하라. ’모압이 황폐하게 되었다’고.”





모든 성읍에 심판이

21 심판이 평원의 땅에 임했다. 홀론(Holon)과 야하스(Jahzah · ㉸ 야하츠)와 메바앗(Mephaath)에,

22 디본과 느보(Nebo)와 벳디블라다임(Beth-diblathaim · ㉸ 벳-디블라타임)에,

23 기랏아임과 벧가물(Beth-gamul)과 벧므온(Beth-meon)에,

24 그리욧(Kerioth)과 보스라(Bozrah · ㉸ 보츠라)에, 모압 땅의 모든 멀고 가까운 성읍들에 임했다.

25 모압의 뿔이 잘렸다. 그의 팔이 부러졌다. 야훼의 말씀이다.





술에 취하게 하라

26 “그를 취하게 하라. 그가 야훼에게 대항하여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모압이 그의 토한 것 안에서 뒹굴겠다. 그도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다.

27 이스라엘이 네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었느냐? 그가 도둑들 가운데서 발견됐느냐? 네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들었다.

28 모압의 거주자들이여 성읍들을 떠나 바위에 거주하라. 깊은 골짜기 입구에 둥지 트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29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매우 교만하다. 그의 오만함과 자만심과 교만함과 그 마음의 높아짐을.

30 야훼의 말씀이다. 나는 그의 진노를 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그의 허풍은 이루지 못한다.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해 통곡하겠다. 온 모압을 위해 부르짖겠다. 길헤레스(Kir-heres · ㉸ 키르-헤레스)의 사람들을 위해 탄식하겠다.

32 야셀의 통곡보다 더하게 내가 너를 위해 울겠다. 시브마의 포도나무여. 네 가지들이 바다를 넘어갔다. 야셀 바다에 이르렀다. 멸망시키는 자가 네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 위에 떨어졌다.

33 즐거움과 기쁨이 아름다운 밭에서 빼앗겼다. 모압 땅에서. 포도주를 술틀에서 끊었다. 아무도 노래하며 밟지 않겠다. 그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32-33절의 탄식 어조가 눈에 띈다. 야훼가 슬퍼한다. 포도밭이 황폐해지는 것에 탄식한다. 모압은 원수다. 그러나 야훼의 신탁에 슬픔이 담긴다. 이사야 15-16장의 모압 신탁과 이 장이 유사하다. 두 본문 모두 모압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탄식의 어조를 잃지 않는다.





헤스본의 불

34 헤스본에서 엘르아레까지 그들의 소리가 들린다. 야하스까지. 소알(Zoar · ㉸ 초아르)에서 호로나임, 에글랏 슬리시야(Eglath-shelishiyah)까지. 니므림 물들도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5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산당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와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모압에서 끊겠다.

36 그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피리 소리처럼 울겠다. 내 마음이 길헤레스의 사람들을 위해 피리 소리처럼 울겠다. 그가 만든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37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되었다. 모든 수염이 깎였다. 모든 손에 긁힌 상처가. 모든 허리에 굵은 베 옷이.

38 모압의 모든 지붕 위에서, 그의 광장들에서 온통 통곡이다. 내가 모압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처럼 깨뜨렸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39 어찌하여 그것이 무너졌는가? 통곡하라. 어찌하여 모압이 등을 돌리고 수치를 당했는가? 통곡하라. 모압이 그 주변 모든 자들에게 조롱과 두려움이 되겠다.”





독수리가 내려온다

40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그가 날아와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펼친다.

41 성읍들이 정복되었다. 요새들이 점령되었다. 모압 용사들의 마음이 그 날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 같다.

42 모압이 민족으로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가 야훼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43 모압의 거주자들이여 두려움과 함정과 덫이 너를 향하고 있다. 야훼의 말씀이다.

44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가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가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모압에게 멸망의 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회복의 약속

45 헤스본의 그늘에 도망하는 자들이 힘없이 서 있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혼의 한가운데서 화염이. 모압의 관자놀이와 시끄러운 자들의 정수리를 삼킨다.

46 모압이여 화가 있다. 그모스의 백성이 멸망당했다. 네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네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47 그러나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마지막 날들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모압에 대한 심판이 여기까지다.

“마지막 날들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 이 짧은 구절이 긴 심판 신탁의 끝에 놓인다. 암몬(49:6)과 엘람(49:39)의 신탁도 같은 회복 약속으로 끝난다. 역사적으로 모압 민족은 BC 6세기 이후 앗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정체성이 사라졌다. 모압 민족이 독립된 실체로 역사에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이 회복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남아 있다.

48장은 예레미야서 이방 신탁 중 가장 길다. 민족의 멸망을 이처럼 긴 숨결로 애도하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 신탁의 특징이다. 심판과 슬픔이 분리되지 않는다.

다음 장 —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신탁들.




예레미야 49장 — 여섯 민족의 심판


암몬에 대하여

1 암몬 자손들에 대한 것이다.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에 아들들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어찌하여 말감(Milcom · ㉸ 밀콤)이 갓(Gad)을 차지하고 그의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주하느냐?

2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암몬 자손 랍바(Rabbah · ㉸ 라바)에 대해 전쟁의 외침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 그것이 황폐한 더미가 될 것이다. 그 주변 성읍들이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 때 이스라엘이 자기를 차지했던 자들을 차지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3 헤스본이여 통곡하라. 아이(Ai)가 무너졌다. 랍바의 딸들이여 외쳐라. 굵은 베로 몸을 묶어라. 애도하며 울타리들 사이를 달려다녀라. 말감이 그의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4 너는 왜 네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흘러내리는 네 골짜기들을. 믿지 못할 딸아. 네가 네 보물들을 믿으며 말했다. ’누가 내게 오겠느냐?’라고.

5 보라, 내가 네 주위 모든 자들로부터 너를 향해 두려움을 가져오겠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너희가 각자 앞으로 쫓겨날 것이다.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6 그러나 그 뒤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암몬 자손들의 수도 랍바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Amman)이다. 이름이 그대로 이어졌다. 말감(또는 밀콤)은 암몬의 국가 신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외곽 산당에 세웠다가(열왕기상 11:5) 요시야가 파괴했다(열왕기하 23:13). 암몬은 이스라엘 지파 갓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다 — 바벨론 침공의 혼란을 이용한 것이다.





에돔에 대하여

7 에돔(Edom)에 대한 것이다.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데만(Teman · ㉸ 테만)에 지혜가 더 이상 없느냐? 명철한 자들에게 충고가 없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사라졌느냐?

8 도망쳐라. 돌아서라. 깊숙이 거주하라. 드단(Dedan · ㉸ 데단)의 거주자들이여. 에서의 재앙을 내가 그에게 내릴 때 — 내가 그를 벌하는 시간에.

9 포도 따는 자들이 네게 왔다면 그들이 이삭을 남겨놓지 않겠느냐? 밤에 도둑들이 왔다면 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10 그러나 내가 에서를 벌거벗겼다. 그의 숨은 곳들을 드러냈다. 그가 숨을 수 없다. 그의 자손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멸망당했다. 그가 없어졌다.

11 네 고아들을 남겨두어라. 내가 살리겠다. 네 과부들도 나를 믿어라.”

에돔 — 야곱의 쌍둥이 에서의 후손들이 정착한 땅이다. 오늘날 요르단 남부, 와디 무사(Wadi Musa, 모세의 계곡)와 페트라 지역이다.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성경 전체에서 갈등과 형제애가 뒤섞인다. 에돔은 예루살렘 함락 때 바벨론을 도왔다고 시편 137:7과 오바댜서가 비난한다. 바벨론 이후 에돔 사람들은 남유다로 이동했고, 헬레니즘 시대에 이두매(Idumea)로 알려졌다. 헤롯 대왕이 이두매 출신이다.

12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잔을 마시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 아닌 자들도 반드시 마실 것이다. 그런데 네가 완전히 죄를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한다. 반드시 마실 것이다.

13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보스라(Bozrah · ㉸ 보츠라)가 놀라움이 되고 비난이 되고 황폐함이 되고 저주가 될 것이다. 그 모든 성읍들이 영원한 황폐함이 될 것이다.”

14 내가 야훼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사자가 민족들 중에 보내졌다. “모여라. 그를 향해 가라. 싸움에 일어서라.”

15 “보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서 작게 했다.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받게 했다.

16 너에 대한 두려움이 너를 속였다. 네 마음의 교만이. 바위 갈라진 곳에 거주하며 산꼭대기를 차지하는 자여.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틀더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17 에돔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앞을 지나는 모든 자가 놀라서 그 모든 재앙에 탄식할 것이다.

1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무너진 것처럼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겠다. 인자가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다. 예레미야 49:7-22의 내용이 오바댜서와 상당 부분 겹친다. 두 본문의 관계에 대해 학자들은 논쟁한다 — 오바댜가 예레미야에서 인용했는지, 아니면 공통 자료(원신탁)를 각자 인용했는지.





다메섹에 대하여

23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에 대한 것이다.

“하맛(Hamath)과 아르밧(Arpad · ㉸ 아르팟)이 수치를 당했다.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녹아내렸다. 바다에 걱정이 있다. 쉬지 못한다.

24 다메섹이 낙담했다.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다. 두려움이 그를 잡았다.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25 어찌하여 찬양받는 성읍이 버려졌는가? 기쁨의 성읍이.

26 그러므로 그의 젊은 남자들이 그 광장들에 쓰러질 것이다. 모든 전사들이 그 날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27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겠다. 벧하닷(Ben-hadad · ㉸ 벤-하닷)의 궁전들을 삼킬 것이다.”

다메섹(Damascus) —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적으로 사람이 거주한 도시들 중 하나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아람(Aram) 왕국의 수도였으며, 이스라엘과 오랜 갈등과 동맹의 역사를 가진다. 벧하닷은 아람 왕들의 왕조명이었다. BC 732년 앗수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다메섹을 정복했다. 49장의 신탁이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게달과 하솔에 대하여

2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친 게달(Kedar · ㉸ 케달)과 하솔(Hazor · ㉸ 하초르) 왕국들에 대한 것이다.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일어나라. 게달로 올라가라. 동쪽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29 그들의 천막들과 양 떼들을 빼앗겠다. 그들의 휘장들과 모든 기물들과 낙타들을. 그들에게 외치겠다. ‘사방에 두려움이다.’

30 도망쳐라. 멀리 피해라. 깊숙이 거주하라. 하솔의 거주자들이여. 야훼의 말씀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너희에 대한 생각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31 일어나라. 평안하게 사는 민족에게 올라가라. 안전하게 거주하는 자들에게. 야훼의 말씀이다. 문들도 빗장들도 없다. 홀로 거주한다.

32 그들의 낙타들이 노략물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많은 가축들이 탈취물이 될 것이다. 내가 관자놀이를 깎는 모든 자를 사방으로 흩겠다. 사방에서 그들의 재앙을 가져오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33 하솔이 이리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영원한 황폐함이 될 것이다.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겠다. 인자가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게달 —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거주하던 유목 아랍 부족이다. 이사야 21:16-17에도 게달에 대한 신탁이 있다. 느부갓네살이 BC 599년경 아랍 부족들을 원정한 기록이 바벨론 연대기에 남아 있다.





엘람에 대하여

34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초에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엘람에 대한 야훼의 말씀이다.

35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엘람의 활 — 그들의 힘의 으뜸 — 을 부러뜨리겠다.

36 하늘의 사방에서 사방 바람을 엘람에게 가져오겠다. 그 모든 사방 바람으로 그들을 흩겠다. 엘람에서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는 민족이 없을 것이다.

37 내가 엘람으로 하여금 그 원수들 앞에서, 그 목숨을 찾는 자들 앞에서 두렵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오겠다. 내 분노의 맹렬함을.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칼을 그들 뒤에 보내겠다.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38 내가 엘람에 내 왕좌를 세우고 거기서 왕과 통치자들을 멸하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39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엘람 — 오늘날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Khuzestan) 지역이다. 수도 수산(Susa, 수사)이다. 에스더서의 배경 도시 수산이 엘람의 수도다. 엘람은 활쏘기로 유명한 군사 강국이었다. BC 640년경 앗수르 아슈르바니팔에게 정복되어 크게 약화됐다. 바벨론 시대에 다시 세력을 회복했다. 엘람 사람들은 나중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가 된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와 키루스(고레스)의 시대에 엘람 땅이 회복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점에서 49:39의 회복 약속은 역사에서 성취됐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장 — 가장 크고 격렬한 신탁: 바벨론에 대하여.




예레미야 50장 — 바벨론이 무너지다 (상)


표제

1 야훼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대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하신 말씀이다.





벨이 부서지다

2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라. 들려라. 깃발을 세워라. 들려라. 숨기지 마라. 말하라. ‘바벨론이 정복되었다. 벨(Bel)이 수치를 당했다. 므로닥(Merodach)이 무너졌다. 그 우상들이 수치를 당했다. 그 형상들이 무너졌다.’”

벨(Bel)은 바벨론의 주신(主神) 마르두크(Marduk)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므로닥”도 같은 신 마르두크다. 바벨론의 최고신이 무너진다는 선언으로 이 긴 신탁이 시작된다. BC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의 바벨론 입성 때 실제로 마르두크 신전(에사길라, Esagila)이 손상 없이 넘어갔지만, 이후 BC 482년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아하수에로) 때 마르두크 신상이 철거됐다는 기록이 있다. 신탁의 성취를 하나의 사건으로 특정하기보다는 바벨론 체제 전체의 종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스라엘의 귀환

3 “북쪽에서 민족이 그를 향해 올라왔다. 그것이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거주자가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도. 그것들이 도망쳐 가겠다.

4 그 날들에, 그 때에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겠다. 그들과 함께 유다 자손들이. 그들이 함께 가며 울겠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찾으러 가겠다.

5 그들이 시온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길을 물을 것이다. ‘오라. 야훼와 연합하자. 잊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6 나의 백성이 잃어버린 양 떼가 되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잘못 인도했다. 산들로 그들을 미혹했다.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다녔다. 쉴 곳을 잊었다.

7 그들을 찾아내는 모든 자가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원수들이 말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들이 공의의 거처,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인 야훼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8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쳐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 떼 앞에 가는 숫양들처럼 되어라.

9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연합을 일으켜 세우겠다. 바벨론을 향해 오게 하겠다. 그들이 그에 맞서 진을 칠 것이다. 거기서 그것이 정복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이 능숙한 전사의 화살 같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10 갈대아가 노략물이 되겠다. 그를 노략하는 모든 자가 만족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50-5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길고 격렬한 신탁이다. 두 장 합쳐 110절에 달한다. 이 신탁의 신학적 핵심은 이것이다: 바벨론은 야훼의 도구였다(25장에서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 불렸다). 그러나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과도하게 잔인하게 사용된 도구는 결국 부러진다. 이사야 13-14장의 바벨론 신탁과 이 두 장은 평행한다. 하나님의 도구가 심판자가 되는 역전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심

11 “나의 유업을 약탈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가 타작하는 암송아지처럼 뛰어다니며 용사들처럼 울었기 때문이다.

12 너희 어머니가 심히 수치를 당했다. 너희를 낳은 자가 부끄러움을 당했다. 보라, 만국 가운데서 마지막이 된다. 광야가 되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된다.

13 야훼의 분노 때문에 거주자가 없게 된다. 그것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 앞을 지나는 모든 자가 놀라서 그 모든 재앙에 탄식할 것이다.

14 바벨론 사방에 진을 쳐라.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그것을 향해 활을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마라. 그가 야훼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15 사방에서 그에게 외쳐라.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 기초들이 무너졌다. 그 성벽들이 무너졌다. 야훼의 복수다. 그에게 복수하라. 그가 한 것처럼 그에게 행하라.

16 바벨론에서 씨 뿌리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는 자를 끊어버려라. 억압하는 칼 앞에서 각각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각각 자기 땅으로 도망쳐 가겠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다

17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 떼다. 사자들이 쫓아냈다. 처음에는 앗수르(Assyria · ㉸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다. 마지막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의 뼈들을 부수었다.

18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앗수르 왕에게 벌한 것처럼 바벨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겠다.

19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겠다. 그의 영혼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산에서 만족할 것이다.

20 그 날들에, 그 때에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없겠다. 유다의 죄가 없겠다.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하겠기 때문이다.”





정복자여, 칼을 들라

21 “므라다임(Merathaim — 바벨론의 시적 이름, ‘이중 반역’)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것을 쳐라. 브곳(Pekod — 바벨론의 동부 아람 부족, 동시에 ’심판’의 뜻)의 거주자들 뒤를 쫓아가라. 황폐하게 하고 온전히 파괴하라.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라.

22 전쟁의 소리가 땅에 있다. 큰 파멸이.

23 어찌하여 온 땅의 망치가 잘리고 부러졌는가! 어찌하여 바벨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황폐함이 되었는가!

24 내가 너를 위해 함정을 놓았다. 바벨론아.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도 잡혔다. 너를 찾아냈고 너도 잡혔다. 야훼와 싸웠기 때문이다.

25 야훼가 그의 창고를 열었다. 그의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만군의 주 야훼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행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26 그의 모든 끝에서 그에게 오라. 그의 창고를 열어라. 더미처럼 쌓아라. 완전히 파괴하라. 남은 것이 없게 하라.

27 그의 모든 수송아지들을 죽여라. 도살하러 내려가게 하라. 저주받아라. 그들의 날이 왔다. 그들의 벌 받는 때가.”





빠른 자도 강한 자도

28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고 피하는 자들의 소리가 들린다.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의 복수를, 그의 성전의 복수를 선포하는 소리가.

29 활 쏘는 자들을 바벨론에 대해 불러라.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그것 사방에 진을 쳐라.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행위에 따라 그에게 갚아라. 그가 한 모든 것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야훼를 대적하여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30 그러므로 그의 젊은 남자들이 그 광장들에 쓰러지겠다. 모든 전사들이 그 날에 잠잠하게 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31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다. 네 날이 왔다. 내가 너를 벌하는 때가.

32 교만한 자가 넘어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겠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놓겠다. 그 주변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다.”





목자들아 통곡하라

33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 자손들이 함께 억압받았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모든 자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34 그들의 구속자가 강하시다. 만군의 야훼가 그의 이름이시다. 그가 반드시 그들의 원인을 변호하시겠다. 그 땅을 평안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바벨론 거주자들을 두렵게 하시겠다.

35 갈대아인들 위에 칼이 있다. 야훼의 말씀이다. 바벨론 거주자들 위에, 그 통치자들 위에, 그 지혜로운 자들 위에.

36 거짓 선지자들 위에 칼이 있다. 그들이 어리석어진다. 그 용사들 위에 칼이 있다. 그들이 두려워한다.

37 그 말들 위에 칼이 있다. 그 병거들 위에. 그 안에 있는 각 나라 사람들 위에 칼이 있다. 그들이 여인들처럼 된다. 그 보물들 위에 칼이 있다. 탈취될 것이다.

38 그 물들 위에 가뭄이 있다. 마를 것이다. 우상들의 땅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두려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 있다.

39 그러므로 광야의 짐승들이 이리들과 함께 거기에 살겠다. 타조들도 거기에 살겠다. 영원히 거주자가 없겠다. 대대로 살 자가 없겠다.

40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뜨린 것처럼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겠다. 인자가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야훼의 말씀이다.”





메대의 군대

41 “보라, 민족이 북쪽에서 온다. 큰 민족과 많은 왕들이 땅 끝에서 일어난다.

42 그들이 활과 창을 잡는다. 잔인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그들의 소리가 바다처럼 울린다. 그들이 말들 위에 타고 전사들처럼 진을 친다. 딸 바벨론을 향해. 너를 향해.

43 바벨론 왕이 그들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손이 늘어졌다. 고통이 그를 잡았다. 해산하는 여인 같은 고통이.

44 보라, 그가 사자처럼 요르단의 수풀에서 올라오겠다. 튼튼한 목장으로. 내가 갑자기 그들을 쫓아내겠다. 내가 택한 자를 그 위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내게 시간을 정하는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45 그러므로 야훼가 바벨론에 대해 세운 계획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생각한 것을 들어라. 양 떼 중에 가장 작은 자들도 반드시 끌려갈 것이다. 그들의 목장이 반드시 그들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46 바벨론이 정복되었다는 소리에 땅이 흔들렸다. 그 울음소리가 민족들 가운데서 들린다.”

BC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대왕의 바벨론 점령 — 키루스 실린더(Cyrus Cylinder, 현재 영국박물관 소장)가 이 사건을 기록한다. 고레스는 바벨론에 무혈 입성했다. 그는 마르두크 신이 자신을 택했다고 선언했다. 포로들을 풀어주고 신상들을 돌려보냈다. 유대인 포로들도 이 칙령으로 귀환했다 — 에스라 1장의 “고레스 칙령”이다. 이사야 44:28, 45:1이 고레스를 이름으로 예언했다. 예레미야 50-51장은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예언했다. 두 예언이 같은 역사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가리킨다.

다음 장 — 바벨론 신탁의 하편.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 51장 — 바벨론이여 네 날이 왔다 (하)


멸하는 바람

1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Chaldea · ㉸ 칼데아)에 거주하는 자들을 향해 멸하는 바람을 일으키겠다.

2 내가 키질하는 자들을 바벨론에 보내겠다. 그들이 그것을 키질할 것이다. 재앙의 날에 그것의 땅을 비울 것이다. 사방에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3 활 당기는 자가 활을 당겨라. 갑옷 입은 자가 일어서라. 그 젊은 남자들을 아끼지 마라. 그 군대를 온전히 파괴하라.

4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 거리들에서 찔려 죽겠다.

5 “이스라엘도, 유다도 과부가 되지 않았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향한 죄악으로 가득하다 해도.”





도망쳐라

6 바벨론 한가운데서 도망쳐라. 각자 자기 목숨을 구해라. 그의 죄악으로 멸망당하지 마라. 이것이 야훼의 복수의 때다. 그에게 갚는 때다.

7 바벨론이 야훼의 손에 있는 금 잔이었다. 온 땅을 취하게 했다. 민족들이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므로 민족들이 미쳤다.

8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졌다. 부서졌다. 그를 위해 통곡하라. 그의 고통에 유향을 가져오라. 혹시 나을까 하여.

9 “우리가 바벨론을 고치려 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그를 버리고 각자 자기 땅으로 가자. 그의 심판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구름들까지 치솟았기 때문이다.

10 야훼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셨다.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일을 선포하자.”





메대의 왕들아 올라오라

11 화살들을 예리하게 하라. 방패들을 잡아라. 야훼가 메대(Media · ㉸ 메디아) 왕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바벨론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야훼의 복수다. 그의 성전의 복수.

12 바벨론 성벽에 깃발을 세워라. 경비를 강하게 하라. 파수꾼들을 세워라. 매복할 곳을 준비하라. 야훼가 계획한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 바벨론 거주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13 많은 물 가에 거주하는 자여. 보물들이 풍성한 자여. 네 끝이 왔다. 네 탐욕의 척도가.

14 만군의 야훼가 자신으로 맹세하셨다. 내가 너를 사람들로 메뚜기처럼 채우겠다. 그들이 너를 향해 승전가를 부르겠다.

메대(Media) — 오늘날 이란 북서부 지역이다. 메대 제국은 BC 612년 앗수르 수도 니네베를 바벨론과 함께 멸망시켰다. 이후 바벨론 시대 내내 메대는 강력한 인접 세력이었다. BC 550년 메대의 아스티아게스(Astyages)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패배하며 메대와 페르시아가 통합됐다. 바벨론을 결국 무너뜨린 것은 메대-페르시아 연합 세력이었다.





창조주와 우상

15 “그가 그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셨다.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펼치셨다.

16 그가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의 물이 많아진다. 그가 구름들을 땅 끝에서 올리신다. 비를 위해 번개들을 만드신다. 그의 곳간들에서 바람을 꺼내신다.

17 모든 사람이 무지하고 지식이 없다. 모든 금장색이 그의 조각한 우상으로 수치를 당한다.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숨결이 없다.

18 그것들이 헛것이다. 속이는 일이다. 심판의 때에 그것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19 야곱의 몫은 이것들과 같지 않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그의 유업의 지파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야훼가 그의 이름이시다.”

이 창조 찬양(15-19절)은 예레미야 10:12-16과 거의 같다. 동일한 본문이 두 군데 등장한다. 학자들은 이것이 예레미야 신탁의 교창(交唱) 전통이었거나, 아니면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본다. 어떤 경우든, 바벨론 신탁의 한가운데서 창조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인상적이다. 우상들이 무너진다. 그러나 창조주는 서 계신다.





타작 도구

20 “너는 나의 전쟁 무기다. 내 병기다. 내가 너로 민족들을 부수겠다. 내가 너로 왕국들을 멸망시키겠다.

21 내가 너로 말과 그 탄 자를 부수겠다. 내가 너로 병거와 그 탄 자를 부수겠다.

22 내가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겠다. 내가 너로 노인과 어린아이를 부수겠다. 내가 너로 총각과 처녀를 부수겠다.

23 내가 너로 목자와 그 양 떼를 부수겠다. 내가 너로 농부와 그 멍에 멘 소를 부수겠다. 내가 너로 통치자들과 관리들을 부수겠다.”

20절의 “너”가 누구인가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이 갈린다. 바벨론을 쓰러뜨릴 페르시아인들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이 신탁이 들어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가? 문맥상 페르시아 혹은 메대를 가리키는 것이 자연스럽다. 야훼는 과거에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고, 이제 또 다른 도구를 쓰신다. 도구는 바뀐다. 의도는 유지된다.





바벨론에 갚겠다

24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의 모든 거주자들에게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을 갚겠다. 네 눈 앞에서. 야훼의 말씀이다.”

25 “보라, 나는 너를 대적한다. 멸망의 산이여. 야훼의 말씀이다. 온 땅을 멸망시키는 자여. 내가 네게 손을 펴겠다. 너를 바위들에서 굴리겠다. 너를 불탄 산으로 만들겠다.

26 그들이 너에게서 모퉁잇돌도 가져가지 않겠다. 기초 돌도 가져가지 않겠다. 너는 영원한 황폐함이 될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27 땅에 깃발을 세워라. 민족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라. 그를 향해 민족들을 준비시켜라. 아라랏(Ararat) 왕국들을 그를 향해 불러라. 민니(Minni)와 아스그나스(Ashkenaz · ㉸ 아스크나즈)를. 그를 향해 총사령관을 임명하라. 수많은 메뚜기떼처럼 말들을 올라오게 하라.

28 그를 향해 민족들을 준비시켜라. 메대의 왕들을, 그의 통치자들과 모든 관리들을. 그들이 다스리는 온 땅을.

29 땅이 떨며 고통당한다. 야훼의 바벨론에 대한 계획들이 서기 때문이다. 바벨론 땅을 거주자가 없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려는.





바벨론의 용사들이 쓰러지다

30 바벨론의 용사들이 싸우기를 그쳤다. 그들의 요새 안에 앉아 있다. 그들의 용기가 사라졌다. 여인들처럼 되었다. 그 거처들이 불탔다. 문빗장들이 꺾였다.

31 달리는 자가 달리는 자를 만나고 전령이 전령을 만나려 달린다. 그들이 바벨론 왕에게 알리려고 — 그 성읍이 사방에서 정복당했다는 것을.

32 나루들이 점령됐다. 갈대밭들이 불에 탔다. 전사들이 두려워했다.

33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딸 바벨론은 타작 때의 타작마당 같다. 때가 되면 그를 타작하겠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수확의 때가 그에게 온다.”





시온의 외침

34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다. 나를 짓밟았다. 그가 나를 빈 그릇처럼 만들었다. 용처럼 나를 삼켰다. 내 맛있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웠다. 나를 쫓아버렸다.”

35 “내 육체에 가해진 폭력과 내 피가 바벨론에 돌아가게 하소서. 시온 거주자들이 말한다. 내 피가 갈대아 거주자들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예루살렘이 말한다.”

36 그러므로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의 원인을 변호하겠다. 네 원수를 갚겠다. 그의 바다를 말리겠다. 그의 샘을 고갈시키겠다.

37 바벨론이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리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놀라움과 조롱이 될 것이다. 거주자가 없을 것이다.

38 그들이 사자들처럼 함께 외친다. 새끼 사자들처럼 울부짖는다.

39 그들이 들뜬 상태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의 잔치를 베풀겠다. 내가 그들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이 기뻐하며 영원히 자게 하려고. 깨어나지 않게. 야훼의 말씀이다.

40 내가 그들을 도살하러 내려가게 하겠다. 어린 양들처럼, 숫양들과 수염소들처럼.”





무너지는 바벨론

41 어찌하여 세삭(Sheshach — 바벨론의 비밀 코드 이름 ‘아트바쉬(Atbash)’ 암호)이 정복되었는가. 온 땅의 자랑이 붙잡혔는가. 바벨론이 어찌하여 민족들 가운데서 황폐함이 되었는가.

42 바다가 바벨론 위에 올라왔다. 그것이 많은 파도들로 덮였다.

43 그 성읍들이 황폐함이 되었다. 건조하고 광야인 땅이 되었다. 아무도 거기에 살지 않는다. 인자가 그곳을 지나가지 않는다.

44 내가 바벨론에서 벨을 벌하겠다. 그의 입에서 그가 삼킨 것을 토해 내게 하겠다. 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 모여오지 않겠다. 바벨론의 성벽도 무너졌다.

“세삭(Sheshach)” — 이것은 아트바쉬(Atbash) 암호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역순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 타브(ת)를 첫 번째 알레프(א) 대신 쓰고, 페이(פ)를 베트(ב) 대신 쓰는 방식이다. “세삭(שֵׁשַׁךְ)”은 이 방식으로 “바벨(בָּבֶל)”을 나타낸다. 왜 암호를 사용했는가? 직접 바벨론을 비난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거나, 문학적 수사로 보기도 한다. 예레미야 25:26에도 같은 암호가 쓰인다.





내 백성이여 나오라

45 “내 백성이여 그 한가운데서 나오라. 야훼의 맹렬한 분노에서 각자 자기 목숨을 구하라.

46 땅에 소문이 들릴 때 너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해에 소문이 들릴 것이다. 다음 해에도 소문이 들릴 것이다. 땅에 강포함이. 통치자가 통치자를 대적하는.

47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온다. 내가 바벨론의 조각 우상들을 벌하겠다. 그 온 땅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살해된 자들이 그 한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48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바벨론 위에서 기뻐 노래할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들이 북쪽에서 그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49 이스라엘의 살해된 자들이 바벨론 때문에 쓰러진 것처럼 바벨론 때문에 온 땅의 살해된 자들이 쓰러질 것이다.”





기억하라, 예루살렘을

50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마라. 가라. 멀리서 야훼를 기억하라. 예루살렘이 너희 마음에 오르게 하라.

51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우리가 비방을 들었다. 수치가 우리 얼굴을 덮었다. 이방인들이 야훼의 집의 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52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온다.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그의 조각 우상들을 벌하겠다. 그 온 땅에서 상처 입은 자들이 신음할 것이다.

53 바벨론이 하늘에까지 올라가도 그 높은 산성이 더 높아져도 멸망시키는 자들이 내게서 그에게 올 것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바벨론에서의 마지막 전쟁

54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가.

55 야훼가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큰 소리를 끊겠다. 그들의 파도가 많은 물들처럼 울렸다. 그들의 소리의 소음이 들렸다.

56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 위에 왔다. 그 전사들이 잡혔다. 그들의 활들이 꺾였다. 야훼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가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57 내가 그 통치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총독들과 관리들과 전사들을 취하게 하겠다. 그들이 영원히 자게 되겠다. 깨어나지 않겠다. 왕이라고. 만군의 야훼가 그의 이름이신 왕이 말씀하신다.

58 만군의 야훼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바벨론의 넓은 성벽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 높은 문들이 불에 탈 것이다. 백성들이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할 것이다. 민족들이 불 가운데 지쳐 쓰러질 것이다.”





책을 강에 던지다

59 예언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4년에 네리야(Neriah)의 손자 마아세야(Maaseiah)의 아들 스라야(Seraiah)와 함께 바벨론으로 갔을 때 스라야에게 명령한 말씀이다. 스라야는 안식 담당자였다.

60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을 책에 기록했다. 이 모든 바벨론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을.

61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다. “네가 바벨론에 이르면 이 모든 말씀을 잘 읽어라.

62 그리고 말하라. ‘야훼여, 당신이 이 장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거주자가 없게 하여 황폐하게 하고 사람도 짐승도 없게 하며 영원히 황폐한 곳이 되게 하겠다고.’

63 네가 이 책 읽기를 마치면 돌을 그것에 묶어 유브라데 강 한가운데 던져라.

64 그리고 말하라. ‘바벨론이 이처럼 가라앉겠다. 내가 그 위에 가져올 재앙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그리고 지쳐 쓰러질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에 그치니라.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에 그치니라” —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본래 결말이다. 52장은 후대에 붙여진 부록이다. 예레미야는 예언의 말씀을 강에 던지는 상징적 행위로 끝맺는다. 바벨론이 가라앉을 것처럼 그 말씀도 강 깊이 잠긴다. 그러나 말씀은 가라앉지 않는다 — 이 책이 남았기 때문이다.

스라야의 바벨론 여행 — 시드기야 4년(BC 594/593년)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종주권을 확인하러 사절단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예레미야 27-29장과 같은 시기의 사건이다. 바벨론 반란 음모와 관련된 복잡한 외교 상황 속에서 스라야가 이 비밀 예언 문서를 가지고 갔다.

마소라(MT) 본문과 70인역(LXX) 본문의 차이가 51장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LXX는 이방 신탁들을 25장 뒤에 배치하고 순서도 다르다. 사해 사본(Dead Sea Scrolls) 중 4QJer-b와 4QJer-d가 LXX에 가까운 짧은 본문을 보존하고 있어 두 판본이 고대부터 공존했음을 확인해 준다.

다음 장 — 부록: 예루살렘 함락 기록. 열왕기하 25장과 나란히.




예레미야 52장 — 부록: 예루살렘의 최후


표제 — 시드기야 왕

1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스물한 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Hamutal · ㉸ 하무탈)이었다. 립나(Libnah) 사람 예레미야(Jeremiah) — 예언자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이다 — 의 딸이었다.

2 그가 야훼가 보기에 악한 것을 행했다.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대로.

3 야훼의 분노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결국 그가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버리셨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다.





포위가 시작되다

4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열흘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네부카드네자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 그것을 포위하고 사방에 공격용 둑을 쌓았다.

5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BC 588년 1월 15일(유대력 기준) 포위가 시작됐다. 18개월에 걸친 포위였다. 예레미야애가 4:10 — “내 백성 딸의 파멸에 자비로운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녀들을 삶았다.” 예루살렘의 기근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기록한 것이다. 신명기 28:53의 저주 예언이 문자 그대로 실현됐다.

6 넷째 달 구일에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나라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

7 성벽이 뚫렸다. 유다 모든 군사가 밤에 왕의 동산 길, 두 성벽 사이 문 곁으로 도망쳤다. 갈대아인들이 사방으로 성읍을 에워쌌으나 그들이 아라바(Arabah — 요르단 계곡) 길로 갔다.

8 갈대아인의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Jericho · ㉸ 예리코)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다. 그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9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맛(Hamath) 땅 리블라(Riblah)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다. 바벨론 왕이 그에게 판결을 내렸다.

10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였다. 유다의 모든 통치자들도 리블라에서 죽였다.

11 그가 시드기야의 눈을 뽑게 했다. 쇠사슬로 결박하게 했다.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다.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다.

에스겔 12:13 — “내가 내 그물을 그에게 펴겠다. 그가 내 덫에 잡힐 것이다. 내가 그를 갈대아 사람들의 땅 바벨론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시드기야는 살아서 바벨론에 도착했지만 눈이 없었다. 에스겔의 예언이 이 방식으로 성취됐다 — 살아서 바벨론을 향해 갔지만 바벨론 땅을 보지 못했다. 성경의 예언이 때로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성전이 불타다

1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의 신하 느부사라단(Nebuzaradan · ㉸ 느부자르아단) 호위대장이 예루살렘에 왔다.

13 그가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모든 큰 집들을 불살랐다.

14 호위대장과 함께 있는 갈대아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방 성벽을 헐었다.

15 느부사라단 호위대장이 백성의 가난한 자들 일부와 성 안에 남아 있는 백성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16 그러나 느부사라단 호위대장이 가장 가난한 나라 백성 일부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고 밭을 갈게 했다.

BC 587년(혹은 586년) 아브(Av)월 9일 — 유대교의 가장 큰 슬픔의 날 티샤 베아브(Tisha B’Av)다. 제1성전 파괴일이며, 훗날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제2성전 파괴도 같은 날에 벌어졌다. 유대인들은 오늘도 이날 금식하고 예레미야애가를 읽는다. 기도문 “엘리 시온(Eli Tzion)”이 예루살렘을 상복 입은 여인에 비유하며 이날 밤 회당에서 불린다.





성전의 기물들

17 갈대아인들이 야훼의 성전에 있는 청동 기둥들과 받침들과 야훼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 그 모든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18 그들이 냄비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청동 기물들도 가져갔다.

19 호위대장이 잔들과 화로들과 대접들과 냄비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잔들을 가져갔다. 순금이나 순은으로 된 것들을.

20 솔로몬 왕이 야훼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 바다 하나, 그 아래 받침으로 된 열두 마리 청동 소들, 이 기물들의 청동 무게를 계산할 수 없었다.

21 그 기둥들에 대해 — 기둥 하나의 높이가 열여덟 규빗이고 둘레가 열두 규빗이었다. 속이 비어 있었고 두께가 네 손가락이었다.

22 위에 청동으로 만든 기둥 머리가 있었다. 기둥 머리 하나의 높이가 다섯 규빗이었다. 격자 모양과 석류들이 기둥 머리 사방에 있었다. 모두 청동이었다. 다른 기둥도 석류들을 포함하여 이와 같았다.

23 공중을 향한 쪽에 석류가 아흔여섯 개였다. 그 기둥 사방의 격자 위에 석류들이 모두 백 개였다.





지도자들의 처형

24 호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Seraiah)와 버금 제사장 스바냐(Zephaniah · ㉸ 스파냐)와 세 문지기를 잡았다.

25 성 안에서 그가 군사들을 맡은 환관 하나와, 성 안에서 발견된 왕의 측근 일곱 명과, 나라 백성을 징집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과, 성 안에서 발견된 나라 백성 육십 명을 잡았다.

26 느부사라단 호위대장이 이들을 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다.

27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서 죽였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갔다.





세 차례의 포로

28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백성이 이러하다. 제7년에 유다인이 삼천이십삼 명이다.

29 느부갓네살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팔백삼십이 명이다.

30 느부갓네살 제23년에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인 칠백사십오 명을 잡아갔다.

모든 사람이 사천육백 명이었다.

여기 기록된 숫자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열왕기하 24:14의 “만 명”, 24:16의 “칠천 명”과 비교하면 이 숫자는 전쟁 포로 중에서 특별히 선별된 엘리트 집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포로의 단계별 기록 방식이 달랐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이 세 차례의 포로 기록이 바벨론 유수의 역사적 골격이다.





마지막 빛 — 여호야긴이 풀려나다

31 유다 왕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칠 년 되는 해, 열두째 달 스물다섯 날에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Evil-merodach · ㉸ 에빌-므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 원년에 에윌므로닥이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주었다.

32 그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 위에 두었다.

33 여호야긴이 죄수복을 벗었다. 남은 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었다.

34 그가 죽는 날까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날마다 정해진 양이었다.

BC 561년의 일이다. 여호야긴이 처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BC 597년이었다. 37년의 감옥 생활이었다. 에윌므로닥(아멜-마르두크, Amel-Marduk)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BC 562-560년 재위했다.

1939년 독일 고고학자 에른스트 발터 바이드너(Ernst F. Weidner)가 베를린 박물관 보관 바벨론 점토판들을 분석했다. 그 중 다수의 점토판(Weidner Tablets, BC 592년경)에 “야우-킨, 유다의 왕”에게 지급된 기름과 식량 배급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다. 다섯 명의 아들들도 함께 기록됐다. 이것이 여호야긴의 실존을 확인하는 바벨론 1차 사료다. 성경의 기록이 발굴된 점토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왜 예레미야서가 이 장면으로 끝나는가.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며 시작했다. 그 예언이 52장에서 실현된다. 그러나 마지막 네 절이 감옥에서 왕의 식탁으로 나온 여호야긴을 보여준다. 완전한 절망이 아니다. 다윗의 혈통이 살아있다. 밥을 먹고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남긴 마지막 이미지다.

52장은 열왕기하 25장과 거의 동일하다. 두 본문의 관계에 대해 학자들은 두 본문이 같은 신명기 사관(Deuteronomistic) 자료에서 왔거나, 아니면 한쪽이 다른 쪽을 직접 인용했다고 본다. 예레미야서의 편집자가 역사적 확인을 위해 이미 알려진 기록을 부록으로 붙인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에 그치니라”(51:64)가 진짜 결말이다. 52장은 역사의 기록이다.



예레미야서 끝. 모태에서 부름받아 40년을 외친 예언자의 말씀이 여기서 마친다. 예루살렘은 불탔다. 백성은 흩어졌다. 그러나 한 왕이 감옥을 나와 빵을 먹었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충분하다.


[image: 예레미야애가 표지]








예레미야애가

불타 버린 도시 위의 다섯 노래 — 알파벳 두운의 통곡.




예레미야애가 조망

예레미야애가는 예루살렘 함락(BC 587) 직후의 다섯 편 시. 1·2·4장은 알파벳 22행 두운, 3장은 66행(각 글자 3행씩). 유대교는 매년 9월 9일(티샤 베아브)에 낭독한다. 가장 어두운 책 한가운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다’(3:22-23)가 빛난다.


전체 · 다섯 애가 (1~5장)

예루살렘 함락의 통곡




예레미야애가 1장 — 홀로 앉은 도시

예레미야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에이카(אֵיכָה)’ — ‘아, 어찌하여’. 첫 낱말이 곧 제목이다. 이 책은 BC 587년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탄 직후에 씌어졌다. 1-4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각 행이나 절의 첫 자로 쓰는 두운(頭韻, acrostic) 구조다. 슬픔을 형식 안에 가두는 방식 — 한없이 무너질 것 같은 비탄에 문학적 뼈대를 세운다. 9월 9일 티샤 베아브(Tisha B’Av) 금식일에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는다. 첫 성전(BC 587년)과 둘째 성전(AD 70년) 모두 같은 날 파괴됐다고 전승은 전한다.




홀로 앉은 성

1 아, 어찌하여 그 성이 홀로 앉았는가. 사람으로 가득하던 성이. 나라들 가운데 크던 성이 과부가 됐다. 지방들 가운데 공주이던 성이 조공을 바치게 됐다.

2 밤새 그가 울었다. 눈물이 뺨에 흘렀다.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친구들이 다 그를 배반했다. 원수가 됐다.

3 유다는 고난과 심한 고역으로 포로가 됐다. 이방에서 산다. 안식이 없다. 추격자들이 모두 좁은 데서 그를 따라잡았다.

4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 절기에 오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성문들은 다 황폐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은 괴로워하고 그 자신도 몹시 쓰라렸다.

5 원수들이 머리가 됐다. 그의 대적들이 편안하다.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괴롭게 하셨다. 어린 자녀들이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갔다.

6 딸 시온(Zion)에서 모든 영화가 떠났다. 그의 방백들은 목초지를 찾지 못하는 사슴처럼 됐다. 힘없이 추격자 앞에서 걸어갔다.

1-6절의 화자는 3인칭의 관찰자다. 성을 ‘그’로, 혹은 여성형으로 묘사한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여성 명사다. ’딸 시온’ — 고대 근동에서 도시를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문학 관습이 있었다. 이 관습이 여기서 깊은 슬픔의 언어가 됐다.





성이 직접 말하다

7 예루살렘이 고난과 방황의 날들에 옛날에 가진 모든 즐거운 것들을 기억했다. 백성이 원수의 손에 떨어졌을 때 돕는 자가 없었다. 원수들이 그를 보고 비웃었다. 그의 멸망을 보고.

8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그러므로 그가 더러워졌다. 그를 경히 여기던 자들이 모두 그를 비웃었다. 그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도 탄식하며 뒤로 물러섰다.

9 그의 더러움이 그의 옷자락에 있었다. 그는 자기 결말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졌다. 위로하는 자가 없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를 높이니 내 고난을 봐주소서.

10 원수가 손을 내밀어 그의 모든 보물들을 가져갔다. 이방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보았다. 주께서 금하신 자들이 주의 회중에 들어왔다.

11 그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며 빵을 구한다. 목숨을 이으려고 보물을 음식과 바꾸었다.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내가 천해졌습니다.

12 지나가는 자들이여, 다 보라. 내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13 위에서 불을 내 뼈에 보내셨으니 압도하셨다. 내 발 앞에 그물을 펴셨으니 물러서게 하셨다. 종일 외롭고 근심하게 하셨다.

14 내 죄악들이 그분의 손으로 엮여 멍에처럼 내 목에 걸렸다. 내 힘을 꺾으셨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다.

15 주께서 내 성 중 모든 용사들을 쳐서 없애셨다. 내 젊은이들을 멸하려고 모임을 선포하셨다. 처녀 딸 유다를 주께서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밟으셨다.

16 이 때문에 내가 운다. 내 눈, 내 눈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나를 위로하고 내 생명을 회복시킬 자가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원수가 이겼다. 내 자녀들이 황폐하게 됐다.





주께 호소하다

17 시온이 손을 내밀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주위에 명령하셨다. 그의 이웃들이 그의 원수가 되게.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더러운 것처럼 됐다.

18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이여, 들어라. 내 고통을 보아라.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가 됐다.

19 내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다.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 안에서 기진하였다. 목숨을 이으려고 음식을 구할 때.

20 여호와여, 보소서.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습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어졌습니다. 내가 크게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칼이 빼앗고 집에서는 죽음이 있습니다.

21 사람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재난 소식을 듣고 당신이 그리하셨으므로 기뻐합니다. 당신이 선포하신 날을 오게 하소서. 그들이 나처럼 되게 하소서.

22 그들의 모든 악을 당신 앞에 오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들 때문에 나를 그리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행하소서. 내 탄식이 많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의 구조 — 1-11절은 시인이 예루살렘을 3인칭으로 묘사한다. 12절부터는 예루살렘 자신이 1인칭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 전환이 독자를 성 안으로 끌어들인다. 22절의 마지막 부탁 — ‘그들에게도 갚아주소서’ — 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호소다. 애가 전체를 관통하는 긴장 — 죄를 인정하면서도 고통에 절규한다. 이 두 개가 공존한다.

다음 장 — 야훼의 진노가 전면에 선다. ‘주님이 원수처럼 행하셨다’ — 이 고발이 2장의 핵심이다.




예레미야애가 2장 — 야훼의 진노

2장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순서의 두운 구조다. 1장과 달리 이 장은 야훼의 행위에 집중한다. 파괴자가 누구인가 — 바빌론이 아니라 야훼. 이 직접적 고발이 2장을 특별하게 만든다.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마주보는 것을 허용한다는 사실이 애가의 신학적 담대함이다.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1 아, 주께서 어떻게 딸 시온을 진노 중에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다.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2 주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들을 삼키셨다. 자비 없이. 진노 중에 딸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헐어버리셨다. 땅에 엎어뜨리셨다. 나라와 방백들을 더럽히셨다.

3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꺾으셨다. 맹렬한 진노 중에.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뒤로 물리셨다. 빙 둘러 사르는 불꽃처럼 야곱을 불태우셨다.

4 원수처럼 활을 당기셨다. 오른손을 세우셨다. 원수처럼. 눈에 아름다운 자들을 다 멸하셨다. 딸 시온의 장막에 불을 부으셨다. 불이 사방에서 타오르게 하셨다.

5 주께서 원수처럼 되셨다.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의 모든 궁전들을 삼키셨다.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 딸 유다에서 슬픔과 탄식을 더하셨다.

6 그가 자기 초막을 동산처럼 헐으셨다. 그의 절기를 파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진노의 분노로 왕과 제사장들을 업신여기셨다.

7 주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고 성소를 미워하셨다. 궁전들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그들이 절기 날처럼 소리를 질렀다. 여호와의 집 안에서.

8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무너뜨리기로 마음을 정하셨다. 줄을 치셨다. 손을 거두지 않으셨다. 성벽과 방벽이 함께 슬퍼했다. 함께 쇠약해졌다.

9 그의 성문들이 땅에 빠졌다. 빗장들을 깨뜨리셨다.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이방 가운데 있다. 선지자들도 여호와의 환상을 받지 못한다.

10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다. 먼지를 머리에 뒤집어썼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예루살렘 처녀들이 땅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선지자들에게

11 내 눈이 눈물로 상했다. 창자가 끓는다.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내 백성의 딸이 파멸됐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했다.

12 어머니에게 묻는다.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성읍의 광장들에서 기절하면서. 상처받은 자처럼 목숨이 그들의 어머니 품에서 끊어지면서.

13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증거할까. 무엇으로 너를 비교할까. 딸 시온이여. 무엇으로 너와 같이 놓아서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멸이 바다처럼 크다. 누가 너를 고쳐줄까.

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허탄하고 어리석은 것을 보였다. 네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포로 됨을 돌이키지 못했다. 네게 허탄하고 잘못 인도하는 예언들을 보았다.

15 지나가는 자들이 다 손뼉을 친다. 딸 예루살렘을 향해 비웃고 머리를 흔든다. “아름다움이 온전하다고 하던 성, 온 세상의 기쁨이라 하던 성이 이것이냐?”

16 네 모든 원수가 네게 대고 입을 벌렸다. 비웃는다. 이를 간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진실로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이것이다.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보았다.”





야훼의 행하심

17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것을 행하셨다. 옛날부터 명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헐어버리셨다. 자비 없이. 원수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셨다. 네 대적의 뿔을 높이셨다.

18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해 부르짖는다. 딸 시온의 성벽이여, 눈물을 강처럼 흘려라. 주야로. 쉬지 말라. 눈동자가 그치지 말라.

19 밤 첫 경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주 앞에 물 쏟듯 마음을 쏟아라. 모든 거리 어귀에서 주린 자녀들의 목숨을 위해 손을 들어라.

20 여호와여, 보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열매, 키워낸 아이들을 먹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겠습니까.

21 늙은이와 젊은이가 땅의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진노의 날에 주께서 죽이셨습니다. 자비 없이 죽이셨습니다.

22 내 두려운 것들을 사방에서 소집하신 것이 절기 날처럼 됐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피하는 자도 살아남는 자도 없었습니다. 내가 키우고 양육한 자들을 원수가 멸망시켰습니다.

2장의 담대함 — ‘주께서 원수처럼 되셨다’(5절)는 표현은 다른 어떤 성경 본문에도 없다. 하나님을 원수라고 부르는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애가의 신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직접 부르짖는 것이다. 욥기의 신학과 같다. 2장은 어린아이들의 죽음(11-12절)을 가장 고통스럽게 묘사한다.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 숨이 끊어지는 장면. 전쟁의 최종 희생자는 언제나 가장 약한 자들이다.

다음 장 — 가장 긴 장이자 가장 어두운 장, 그러나 책 전체의 가장 밝은 빛이 중간에 있다. 66절의 두운시 — 각 알파벳 글자마다 세 행씩.




예레미야애가 3장 — 그러나 아침마다 새롭다

3장은 이 책에서 가장 특별한 구조를 가진다. 알파벳 22자를 쓰되, 각 글자마다 3행씩 — 총 66절. 이 밀도 높은 형식 안에서 절망이 극에 달했다가, 정확히 중간(22-23절)에서 돌아선다. 슬픔의 책 한가운데에서 신뢰의 고백이 빛난다.




어둠 속에서

1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사람이다.

2 나를 이끌어 빛이 아닌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3 참으로 그분이 온종일 나를 대적하여 손을 돌리고 또 돌리신다.

4 내 살과 피부를 쇠하게 하셨다. 내 뼈들을 꺾으셨다.

5 쓴 것과 고생으로 나를 에워싸 쌓으셨다.

6 오래전에 죽은 자들처럼 나를 어둠 속에 두셨다.

7 나를 울타리로 막으셨다. 나올 수 없다. 내 족쇄들을 무겁게 하셨다.

8 내가 부르짖고 도움을 외쳐도 내 기도를 막아버리셨다.

9 돌로 깎은 길로 막으셨다. 내 길들을 휘게 하셨다.

10 그분이 숨어 기다리는 곰 같으셨다. 숨어 있는 사자 같으셨다.

11 내 길을 굽히게 하시고 나를 갈기갈기 찢으셨다. 황폐하게 하셨다.

12 활을 당기셨다. 나를 화살의 과녁으로 세우셨다.

13 화살 통의 화살들이 내 콩팥들을 꿰뚫었다.

14 내가 내 모든 백성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다.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가 됐다.

15 쓴 것들로 나를 배부르게 하셨다.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16 자갈로 내 이를 상하게 하셨다. 재 속에 나를 눌러버리셨다.

17 내 혼이 평강에서 멀어졌다. 형통이 무엇인지 잊었다.

18 내가 말했다. “내 힘이 없어졌다.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돌아서다

19 내 고난과 방황, 쑥과 쓸개를 기억하소서.

20 내 혼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속에서 낙심한다.

21 이것을 내가 마음에 기억하므로 내게 소망이 있다.

22 여호와의 인자(헤세드)와 긍휼이 끊어지지 않으니 이것이라.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은.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24 내 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나의 몫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겠노라.”

22-23절 — 애가 전체에서 가장 밝은 한 마디. 절망의 극에서 맞이하는 반전이다. 히브리어 ‘헤세드(חֶסֶד)’는 언약에 기반한 충실한 사랑. 번역마다 다르게 옮긴다 — 인자, 자비, 사랑, 신실함. 어느 한 단어가 담지 못하는 개념이다. ’아침마다 새롭다’ — 이 구절이 윌리엄 채트마이어 러니언(William Chalmers Runyan)이 1923년 작곡한 찬송 「Great Is Thy Faithfulness」의 본문이다. 토마스 오치슬라거 치솜(Thomas O. Chisholm)이 가사를 썼다. 파멸된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서 피어오른 고백이 백 년 뒤 찬송이 됐다.

25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를 바라는 자에게. 그를 찾는 혼에게.

26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27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28 여호와께서 그에게 씌우실 때에 홀로 앉아 잠잠하게 되는 것이 좋다.

29 흙에 입을 댈 것이니 소망이 있을 것 같다.

30 그를 치는 자에게 뺨을 맡기고 치욕을 충분히 받는 것이 좋다.





야훼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31 주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

32 그분이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그분의 많은 인자(헤세드)에 따라 긍휼히 여기신다.

33 그분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마음으로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시지 않는다.

34 땅의 포로들을 모두 발 아래 짓밟고

35 사람의 권리를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굽히고

36 사람을 그의 소송에서 억울하게 하는 것 — 이것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37 주께서 명하지 아니하셨는데 누가 말하면 이루어지겠는가.

38 재앙과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39 산 자가 어찌 자기 죄벌을 받으므로 원망할 것인가.

40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알아보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 우리의 마음과 함께 손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자.

42 우리가 반역하고 거역하였으며 당신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시 어둠으로

43 주께서 진노로 덮으시고 우리를 추격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44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45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쓰레기와 찌꺼기로 두셨습니다.

46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47 두려움과 웅덩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황폐와 멸망이.

48 내 백성의 딸이 파멸됐기 때문에 내 눈에서 물이 흘러내린다.

49 내 눈이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그칠 수도 없이.

50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굽어 살피실 때까지.

51 내 눈이 내 성읍의 모든 딸들로 말미암아 내 혼을 상하게 한다.

52 까닭 없이 나를 원수로 삼는 자들이 나를 새처럼 심히 사냥했다.

53 그들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 끊으려 했다. 나를 향해 돌을 던졌다.

54 물이 내 머리 위까지 넘쳤다. 내가 말했다. “나는 끊어졌다.”





부르짖음이 응답받다

55 여호와여,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내 탄식의 숨결에 귀를 막지 마소서.

57 내가 당신을 부르던 날에 당신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58 주여, 당신이 내 혼의 소송들을 변호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59 여호와여, 당신이 내가 억울히 당한 것을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판결해주소서.

60 그들의 모든 복수와 내게 꾸민 모든 음모를 당신이 보셨습니다.

61 여호와여, 그들의 치욕과 내게 꾸민 모든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62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입술과 그들의 속삭임이 종일 나를 거슬렀습니다.

63 보소서. 그들이 앉고 서는 것을.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됐습니다.

64 여호와여, 그들의 손의 일대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65 마음의 우둔함을 그들에게 주소서. 저주가 그들에게 있게 하소서.

66 진노로 추격하시고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없애버리소서.

3장의 구조가 이 책의 심장이다. 1-21절 — 극도의 절망. 22-33절 — 반전과 신뢰. 34-66절 — 다시 탄식과 호소. 빛이 영구적으로 어둠을 이긴 것이 아니다. 빛이 어둠 한가운데서 잠시 타올랐다. 그러나 그 한 순간이 전부를 바꾼다. 22-23절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책은 절망서가 아니라 신앙의 책이 된다. 가장 어두운 책에서 가장 밝은 고백이 나왔다.

다음 장 — 시온의 자녀들. 한때 금처럼 빛났던 것들이 토기처럼 됐다.




예레미야애가 4장 — 시온의 자녀들

4장도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두운 구조. 1-2절의 대비가 이 장 전체의 틀이다 — 황금이 빛을 잃었다. 거룩한 돌들이 버려졌다. ’시온의 자녀들’이 주제다. 한때 귀한 것들이 어떻게 됐는가.




황금이 어두워졌다

1 아, 황금이 어찌 그리 빛을 잃었는가. 좋은 금이 어찌 그리 변했는가. 성소의 돌들이 모든 거리 어귀에 쏟아졌다.

2 시온의 귀한 자녀들이여. 순금에 비길 정도로 귀했는데. 이제 어찌 토기장이의 손의 질그릇처럼 여겨지는가.

3 심지어 승냥이들도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인다. 그러나 내 백성의 딸은 잔인하게 됐다. 광야의 타조처럼.

4 젖먹이가 목마름으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는데 떼어줄 자가 없다.

5 별미를 먹던 자들이 거리에서 외롭다. 홍포를 입고 자라난 자들이 거름더미를 안았다.

6 딸 내 백성의 죄악이 소돔(Sodom)의 죄보다 크다. 소돔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손이 그것을 건들지 않았다.

소돔의 심판 — 소돔은 하룻밤 사이에 멸망했다. 예루살렘은 18개월의 포위 끝에 무너졌다. 백성들이 굶주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서서히. 어느 것이 더 가혹한가? 애가는 예루살렘의 고난이 소돔보다 더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위로가 아니라 비통함의 표현이다.

7 그들의 귀족들은 눈보다 더 깨끗했다. 우유보다 더 희었다. 산호보다 더 붉었다. 그들의 모습은 청옥 같았다.

8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숯보다 더 검어졌다. 거리에서 알아볼 자가 없다. 가죽이 뼈에 달라붙었다. 나무처럼 말라버렸다.

9 칼에 죽은 자들이 굶어 죽은 자들보다 낫다. 들의 소출이 없어 찔려 죽는 자들이 굶어 죽는 자들보다 낫다.

10 자비로운 여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았다. 내 백성 딸이 파멸될 때 그들의 음식이 됐다.

10절 — 신명기 28:53이 경고한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먹는 것. 성경 내에서 예언이 성취되는 가장 끔찍한 장면이다. 열왕기하 6:28-29에도 사마리아 포위 때 같은 일이 있었다. 극단적 굶주림이 인간을 어디까지 몰아가는가. 애가는 이것을 시의 언어로 기록함으로써 잊히지 않게 한다.





지도자들의 실패

11 여호와께서 진노를 쏟으셨다. 맹렬한 진노를. 시온에 불을 붙이셨다. 그것이 기초까지 삼켰다.

12 세상의 왕들도, 땅의 모든 거민들도 믿지 않았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올 것이라고.

13 그의 선지자들의 죄 때문이었다.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14 그들이 눈이 먼 자들처럼 거리에서 방황했다. 피로 더러워졌다. 사람들이 그들의 옷에 손댈 수 없었다.

15 “떠나라, 더러운 자야, 떠나라, 떠나라, 건드리지 마라.” 그들이 도망쳐 방황할 때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이방인은 여기 머물지 못한다”고 했다.

16 여호와의 얼굴이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그분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다. 제사장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장로들을 기억하지 않았다.





도움이 오지 않았다

17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 눈이 여전히 헛된 도움을 바라보았다. 우리 망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기다렸다.

18 우리가 광장에 나갈 수 없었다. 그들이 우리 발걸음들을 밟았다. 우리 끝이 가까웠다. 우리 날이 찼다. 우리 끝이 왔다.

19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이 하늘 독수리보다 빨랐다. 산들 위에서 우리를 쫓았다.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20 우리 코의 호흡인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그들의 함정에 잡혔다.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 중에 살 것이라고 했는데.

21 딸 에돔이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우스(Uz · ㉸ 우츠) 땅에 사는 자여. 잔이 네게도 지나갈 것이다. 너도 취하고 벌거벗게 될 것이다.

22 딸 시온이여, 네 죄악의 형벌이 완료됐다. 그분이 다시는 너를 사로잡히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딸 에돔이여, 그분이 네 죄악을 벌하시고 네 죄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딸 에돔’(21절) — 에돔은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이 바빌론 편에 서서 도망자들을 막고 환호했다는 기억이 성경 곳곳에 있다(오바댜서, 시편 137편). 그 원망이 여기서 터진다. 22절의 반전 — 시온의 형벌이 끝났다. 에돔의 형벌이 온다. 4장은 절망 속에서도 결말이 있음을 암시하며 끝난다.

다음 장 — 두운 구조가 없는 기도. 22절의 기도. 알파벳 순서 없이 쏟아지는 탄원.




예레미야애가 5장 —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5장은 앞의 네 장과 다르다. 알파벳 두운 구조가 없다. 22절로 이루어져 있어 히브리어 알파벳 수(22자)와 같지만, 각 절이 알파벳 순서로 시작하지 않는다. 형식의 해체. 애가의 마지막에서 언어의 뼈대가 무너진다. 통제된 울음이 아니라 그냥 울음이 된다. 공동체 전체의 기도다.




기억하소서

1 여호와여,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기억하소서. 돌아보소서. 우리의 치욕을 보소서.

2 우리의 기업이 이방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집들이 외국인들에게.

3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 같습니다.

4 우리가 돈을 내고 물을 마십니다. 우리의 나무는 값을 내고 사야 합니다.

5 우리의 목에 멍에가 씌워졌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6 우리가 이집트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시리아에도 — 배를 채우기 위해.

7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악들을 짊어졌습니다.

8 종들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져줄 자가 없습니다.

9 우리의 목숨을 걸고 광야의 칼을 피하며 빵을 구합니다.

10 우리의 피부는 풀무처럼 뜨겁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타올랐습니다.

11 시온에서 여자들이 욕을 당했습니다. 유다 성읍들의 처녀들이.

12 방백들이 그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장로들의 얼굴이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13 청년들이 맷돌을 지었습니다. 소년들이 나무 아래서 비틀거렸습니다.

14 장로들이 성문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이 그들의 음악을 멈췄습니다.

15 우리 마음의 기쁨이 그쳤습니다. 우리의 춤이 곡으로 변했습니다.

16 우리의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화 있도다,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17 이 때문에 우리 마음이 슬픕니다. 이 때문에 우리 눈이 흐렸습니다.

18 시온 산이 황폐했기 때문입니다. 여우들이 그 위를 다닙니다.





영원하신 왕

19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히 보좌에 앉으십니다. 당신의 왕권은 대대에 이릅니다.

20 어찌하여 당신은 우리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리십니까.

21 여호와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날들을 옛날처럼 새롭게 하소서.

22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몹시 진노하셨습니까.

22절이 이 책의 마지막이다. 질문으로 끝난다. ‘당신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해답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러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다. 버려진 사람은 다른 곳을 향한다. 여기서는 끝까지 야훼를 향한다. 그것이 이 책의 마지막 몸짓이다.

유대교 회당에서 예레미야애가를 낭독할 때, 마지막 22절 뒤에 21절을 다시 한 번 낭독하는 관행이 있다. 22절의 절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다 — “여호와여, 우리를 당신께로 돌이키소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예레미야애가의 끝. 다섯 편의 시가 BC 587년 예루살렘의 재 속에서 피어올랐다. 성전이 탔다. 왕이 끌려갔다. 자녀들이 굶었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먹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시인이 잉크를 들었다. 알파벳 글자 수만큼, 또 각 글자마다 세 줄씩, 슬픔을 형식 안에 담았다. 형식 안에 담을 수 없어서 마지막 장에서 형식을 버렸다. 그리고 물었다 — 여호와여,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이 물음은 답을 받지 못한 채 책이 끝난다. 그러나 이 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답이다. 기억하는 자가 있었다. 기록한 자가 있었다. 대를 이어 읽는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티샤 베아브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소리 내어 읽는다.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image: 에스겔 표지]








에스겔

포로지에서 본 환상들 — 마른 뼈가 살아나는 책.




에스겔 조망

에스겔은 1차 포로(BC 597)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 그발 강가에서 본 네 생물과 바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영광, 마른 뼈 골짜기, 곡과 마곡, 새 성전 환상 — 가장 환상적이고 묵시적인 예언서.


1부 · 심판 환상 (1~24장)

네 생물·성전 떠난 영광·예루살렘 함락



2부 · 이방 신탁 (25~32장)

두로·이집트 등 일곱 민족



3부 · 회복 환상 (33~48장)

마른 뼈·새 성전·생명의 강




에스겔 1장 — 그발 강가의 폭풍


때와 장소

1 서른째 해 넷째 달 오일에, 나 에스겔(Ezekiel · ㉸ 에제키엘)은 그발(Chebar · ㉸ 크바르) 강 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서른째 해” — 에스겔의 나이 서른을 가리킨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른은 제사장이 성전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였다(민수기 4:3). 제사장 집안 출신의 에스겔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할 나이에 바벨론 운하 옆에 앉아 있었다. 그 대신 하늘이 열렸다. 그발 강은 바벨론 남부의 인공 운하로, 1900년대 초 독일 발굴팀이 고문서에서 “nar Kabari(큰 강)”로 확인했다. 현재 이라크 니푸르(Nippur) 인근이다.

2 그것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다섯째 해 오일이었다.

3 야훼의 말씀이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제사장 부시(Buzi)의 아들 에스겔에게 임했다. 야훼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





북쪽에서 오는 폭풍

4 내가 보니 북쪽에서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다.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있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다. 그 가운데, 불 가운데서 호박금 빛깔 같은 것이 보였다.

북쪽 —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신들의 거처는 북쪽이다(욥기 37:22도 “금빛이 북쪽에서 온다”). 야훼가 바벨론의 신화적 방향에서 나타나는 것은 의도적인 충돌이다. 포로지에서도, 이방 신들의 영역에서도, 야훼가 먼저 온다.





네 생물

5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사람의 형상이었다.

6 각각 네 얼굴이 있고 각각 네 날개가 있었다.

7 그 다리는 곧게 뻗어 있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으며 광채 나는 놋처럼 빛났다.

8 날개 아래 사방에 사람의 손이 있었다. 네 생물의 날개와 얼굴이 사방을 향하고 있었다.

9 날개들이 서로 닿아 있었고 움직일 때 돌지 않고 각자 앞으로 곧장 나아갔다.

10 그 얼굴의 모양은 이러했다. 앞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넷 모두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넷 모두 왼쪽에는 황소의 얼굴이 있었다. 넷 모두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다.

네 얼굴 — 사람·사자·황소·독수리는 고대 근동 수호 신상(아시리아의 라마수, 이집트의 스핑크스)의 구성 요소들이다. 에스겔은 이 이미지들을 야훼의 어좌를 떠받치는 존재들로 전환한다. 2세기 신학자 이레네우스(Irenaeus)가 네 복음서 저자의 상징으로 사용하며 이후 기독교 도상학의 고정 언어가 되었다: 마태=사람, 마가=사자, 누가=황소, 요한=독수리.

11 그 날개는 위로 펼쳐졌는데 각 생물은 두 날개씩 서로 닿고 두 날개는 몸을 가렸다.

12 각자 앞으로 곧장 나아갔다. 영이 가는 곳으로 갔고 나아갈 때 돌지 않았다.

13 생물들의 모양은 타오르는 숯불 같고 화롯불 같았다. 불이 생물들 사이를 오가며 빛났고 번개가 불에서 나왔다.

14 생물들은 번갯불처럼 왔다 갔다 했다.





바퀴 안의 바퀴

15 내가 생물들을 보고 있을 때 땅 위에 각 네 얼굴 곁에 바퀴가 하나씩 있었다.

16 바퀴의 모습과 만든 것은 황록색 보석 같았고 넷 모두 같은 형상이었다. 모양과 만든 것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바퀴 안에 바퀴” — 이 구절은 유대 신비주의 메르카바(מֶרְכָּבָה, 전차·수레) 신비주의의 핵심 텍스트가 되었다. 탈무드는 30세 미만의 사람이 에스겔 1장을 읽는 것을 금했다. 인류는 2,600년 동안 이 바퀴를 두고 천사론, 신비주의, 외계인론, 하나님의 이동 수단론으로 해석을 이어왔다. 본문은 그 어떤 해석도 단정하지 않는다.

17 바퀴는 사방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나아갈 때 돌지 않았다.

18 바퀴 테두리는 높고 두려웠으며 그 사방 테두리에 눈이 가득했다.

19 생물들이 가면 바퀴도 함께 갔고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도 함께 떠올랐다.

20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갔다. 바퀴도 생물 옆에서 함께 떠올랐다.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21 저것들이 가면 이것들도 갔고 저것들이 서면 이것들도 섰으며 저것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이것들도 함께 떠올랐다. 생물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





궁창과 목소리

22 생물들의 머리 위에 궁창 같은 것이 있었다. 수정처럼 빛났고 두려웠으며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23 궁창 아래 날개들이 서로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고 각 생물은 두 날개로 몸 이쪽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몸 저쪽을 가렸다.

24 그들이 나아갈 때 날개 소리를 들었다. 많은 물 소리 같고 전능자의 음성 같았다. 큰 소리 — 군대의 함성 같은. 서면 날개를 내렸다.

25 그들이 서고 날개를 내릴 때 궁창 위에서 소리가 났다.





야훼의 영광

26 그 궁창 위에 있는 것은 보좌의 모양이었다. 남보석 같았다. 그 보좌의 모양 위에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있었다.

27 내가 보니 허리처럼 보이는 곳에서 위로는 호박금 빛깔이었고 그 안에 불처럼 빛났다. 허리처럼 보이는 곳에서 아래로는 불 같았고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다.

28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처럼 그 사방에 광채가 있었다. 이것이 야훼의 영광의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며 엎드렸다. 그 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야훼의 영광(카보드 야훼 — כְּבוֹד יְהוָה)” — 카보드는 본래 “무게”를 뜻한다. 야훼의 현존이 압도적인 무게로 임한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직접 묘사하지 않고 “같은”, “모양”, “형상”이라는 간접 언어로 겹겹이 감싼다. 신적 임재 앞에서 언어가 먼저 무너진다. 모세가 성막에서 본 구름(출애굽기 40장),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영광(이사야 6장)이 여기서 이동한다 — 성전 밖, 포로의 땅으로. 9-11장에서 이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43장에서 동쪽을 통해 새 성전으로 돌아온다.



다음 장 — 엎드린 에스겔에게 목소리가 말한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야훼가 두루마리를 건넨다.




에스겔 2장 —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소명

1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서라. 내가 너와 말하겠다.”

“사람의 아들(벤 아담 — בֶּן אָדָם)” — 에스겔서에 93번 등장하는 야훼의 호칭이다. 히브리어로 단순히 “아담의 아들”, 즉 사람이라는 뜻이다. 에스겔이 야훼 앞에서 얼마나 단순한 인간인지를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호칭이다. 다니엘 7:13의 “인자 같은 이(כְּבַר אֱנָשׁ)”는 다른 맥락에서 종말론적 인물을 가리키며, 예수가 자신에게 적용한 것은 다니엘의 그 이미지다.

2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내가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역하는 집으로 보냄

3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거역한 반역하는 민족들에게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오늘 이 날까지 나를 거역했다.

4 그 자손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5 그들이 듣든지 거부하든지 —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다 —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6 사람의 아들아, 가시와 찔레가 너와 함께할지라도 네가 전갈 가운데 앉아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 떨지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다.

7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다.”

“듣든지 거부하든지” — 이사야 6장의 소명과 같다. 야훼가 예언자에게 성공을 약속하지 않는다. 결과는 야훼의 소관이고 순종은 예언자의 소관이다.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서 활동했다. 그의 청중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고, 동시에 예루살렘이 아직 건재하다는 위안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었다.





두루마리

8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반역하는 집처럼 반역하지 마라.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9 내가 보니 나를 향해 뻗은 손이 있었다.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

10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펼쳤다. 안팎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적혀 있었다.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가득 찬 것은 이례적이다. 보통 파피루스나 양피지 두루마리는 한 면만 사용한다. 안팎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담을 말이 없을 만큼 심판이 충만하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5장의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이 이미지를 이어받는다.



다음 장 —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꿀처럼 달았다고 기록된다. 그리고 파수꾼으로 임명된다.




에스겔 3장 — 두루마리를 삼키다


꿀처럼 달았다

1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눈에 보이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집에 가서 말하여라.”

2 내가 입을 벌렸다. 그가 나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게 했다.

3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채우고 창자에 가득 채워라.” 내가 그것을 먹었다. 내 입에서 꿀처럼 달았다.

두루마리 안에는 “애가와 탄식과 재앙”이 적혀 있었다(2:10). 그 내용은 쓴데, 먹으면 달다. 예언자의 역설이다. 예레미야도 비슷하게 말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예레미야 15:16).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장면이 이 본문을 의식적으로 재현한다 —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써진다.





완고한 백성

4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일어나라.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5 너는 말이 어렵고 언어가 까다로운 백성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다.

6 말이 어렵고 언어가 까다로운 많은 민족들에게가 아니다 —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너에게 들었을 것이다.

7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너에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온 집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다.

8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만큼 굳게 하였다.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만큼 단단하게 하였다.

9 내가 네 이마를 부싯돌보다 강한 금강석처럼 만들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다.”

“이마를 금강석처럼” — 에스겔은 원래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야훼가 그를 굳게 만든다. 완고한 청중에게는 완고한 예언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예언자를 청중에게 맞춘 것이다.

10 야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 말을 모두 받아 마음에 새겨 두고 귀로 들어라.

11 일어나 포로 자손들에게, 네 백성의 자녀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영이 나를 들어 올림

12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내 뒤에서 큰 굉음 소리를 들었다 — “야훼의 영광이 그 처소에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13 생물들의 날개 소리와 바퀴들이 서로 부딪치는 소리 — 굉음, 큰 소리.

14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려갔다. 나는 내 영이 화가 나고 분하여 떠났다. 야훼의 손이 내 위에 강하게 있었다.

에스겔은 기쁘게 떠나지 않는다. “화가 나고 분하여.” 소명 받은 예언자가 기꺼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떠미는 대로 떠났다. 예레미야도 불평했다.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예언자는 사명에 열광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다.

15 나는 그발 강 옆 텔아빕(Tel Abib · ㉸ 텔 아빕)에 사는 포로들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칠 일 동안 그들 가운데 앉아 놀라움 가운데 있었다.

텔아빕 —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 또는 “홍수의 언덕”.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도시 텔아비브(Tel Aviv)의 이름 출처다. 시오니스트 지도자 나훔 소콜로프가 1910년 헤르츨의 소설 「알트노이란트(Altneuland)」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이 지명을 사용했다. 에스겔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었다는 것은 충격과 압도의 표현이다.





파수꾼 임명

16 칠 일이 지나서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7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18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그의 생명을 구하려고 말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지만 그의 피 값은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겠다.

19 그러나 네가 악인에게 경고했는데 그가 자기의 악함과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죽을 것이지만 너는 네 영혼을 건진 것이다.

20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 것이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에 그는 자기 죄로 죽을 것이고 그가 행한 의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피 값을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겠다.

21 그러나 네가 의인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했고 의인이 죄를 짓지 않아 살았다면 그는 살 것이다. 너도 네 영혼을 건진 것이다.”

파수꾼 비유는 이스라엘 성벽에서 망을 보는 파수꾼의 이미지를 빌린다.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 에스겔 33장에서 이 비유가 다시 등장하며 확장된다. 예언자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경고 자체에 있다.





벙어리가 됨

22 야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있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23 내가 일어나 들판으로 나갔다. 야훼의 영광이 거기 서 있었다. 내가 본 그발 강 가의 영광과 같았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었다.

24 영이 나 안으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25 사람의 아들아, 보라, 그들이 줄로 너를 묶어 너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26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를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 너는 그들에게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27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의 입을 열겠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듣는 자는 들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거부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다.”

에스겔은 말하다가 침묵하고, 침묵하다가 다시 말한다. 33:22에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도착하는 날 밤에 그의 입이 열린다. 에스겔의 침묵과 발화는 야훼가 통제한다. 이것은 예언자의 역설이다 — 말하도록 부름받았으나 말하는 것마저 야훼의 손안에 있다.



다음 장 — 말 대신 몸이 말하기 시작한다. 에스겔은 토기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390일과 40일을 옆으로 누워 포위를 연기한다.




에스겔 4장 — 몸으로 쓰는 예언


토기판 위의 예루살렘

1 “사람의 아들아, 토기판을 가져다가 네 앞에 놓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려라.

2 그것을 포위하고 공격 진지를 쌓고 흙 경사로를 쌓고 여러 진영을 치고 주위에 공성 망치를 세워라.

3 그리고 쇠 번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쇠 벽처럼 놓아라. 얼굴을 성읍 쪽으로 향하고 그것을 포위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에 표징이 될 것이다.”

행위 예언(Act of Symbolic Prophecy) — 에스겔의 트레이드마크다. 히브리어 예언자들은 종종 말과 함께 행동을 통해 예언했다. 이사야는 벗은 몸으로 3년을 다녔고(이사야 20장), 예레미야는 유프라테스 강에 돌을 묶어 던졌다(예레미야 51장). 에스겔은 그 행위 예언을 가장 극단적으로 밀어붙인다. 말이 아닌 몸 전체가 메시지가 된다.





390일과 40일

4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지어라. 네가 누운 날수만큼 그 죄악을 질 것이다.

5 내가 그들의 죄악의 연수를 날수로 정했다 — 삼백구십 일. 너는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질 것이다.

6 그 날수가 차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집의 죄악을 질 것이다 — 사십 일. 각 날을 일 년으로 정했다.

7 너는 예루살렘 포위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그것을 향해 예언하여라.

8 보라, 내가 줄로 너를 묶어 네가 포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쪽 저쪽으로 돌아눕지 못하게 할 것이다.”

390일과 40일 — 해석이 분분하다. 390은 이스라엘 왕국(북왕국)의 우상숭배 연수로, 40은 유다(남왕국)의 죄악 연수로 보는 해석이 있다. 혹은 포로기 전체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다. 70인역(그리스어 구약)은 390 대신 190으로 읽는다. 본문은 숫자의 정확한 역사적 계산보다 죄악의 누적과 그것을 몸으로 짊어지는 예언자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포위 중의 식량

9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기장과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너를 위해 빵을 만들어라. 네가 옆으로 누운 삼백구십 일 동안 먹어라.

10 네가 먹는 음식은 무게로 이십 세겔이다 — 하루에 하루 먹을 것. 때를 따라 먹어라.

11 물도 육분의 일 힌을 마셔라 — 때를 따라 마셔라.

12 보리 빵 과자처럼 먹어라. 그것을 사람의 똥 불 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구워라.”

13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가 쫓아낼 민족들 가운데서 부정한 빵을 먹을 것이다.”

14 내가 말했다. “아, 주 야훼여. 내 영혼이 더럽혀진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절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가증한 고기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15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좋다. 내가 너에게 소똥을 사람 똥 대신 쓰게 하겠다. 그것으로 너의 빵을 구워라.”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이다. 제사장 정결법을 철저히 지켜온 자다. 야훼의 명령은 그 정결함을 더럽히라는 것이었다. 에스겔이 항의한다 — 성경에서 드문 장면이다. 야훼는 인간의 배설물 대신 동물의 똥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선다. 예언자가 야훼와 협상한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협상하듯(창세기 18장). 모세가 광야에서 협상하듯(출애굽기 32장). 야훼는 협상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이다.

16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빵의 의지할 것을 끊겠다. 그들이 무게를 달아 근심으로 빵을 먹고 양을 되어 두려움으로 물을 마실 것이다.

17 빵과 물이 부족하여 그들이 서로를 보며 놀라고 자기 죄악으로 인해 쇠약해질 것이다.”



다음 장 — 예언자의 머리카락이 다음 행위 예언의 도구가 된다. 셋으로 나뉜 머리카락이 예루살렘 백성의 운명을 가리킨다.




에스겔 5장 — 머리카락의 세 운명


칼로 깎다

1 “사람의 아들아,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이발사의 면도칼처럼 사용하여 네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라. 그런 다음 저울을 가져다 무게를 달아 그것을 나누어라.

2 삼분의 일은 성읍 포위 날수가 차면 그 성읍 가운데서 불로 태워라. 삼분의 일은 성읍 주위에서 칼로 쳐라. 삼분의 일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내가 칼을 빼어 그들을 뒤쫓겠다.

3 그 가운데 조금만 네 옷자락 끝에 싸 두어라.

4 그 중에서 다시 일부를 가져다가 불에 던져 태워라. 그 불에서 불이 나와 이스라엘 온 집으로 번질 것이다.”

머리카락을 칼로 깎는 것은 굴욕과 슬픔의 상징이다(욥기 1:20, 이사야 7:20). 에스겔 자신의 몸이 심판의 지도가 된다. 머리카락 삼분의 일 =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는 자, 삼분의 일 = 칼에 죽는 자, 삼분의 일 = 흩어지는 포로. 에스겔의 머리가 예루살렘의 운명을 담은 지도다.





예루살렘의 죄

5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다. 내가 그를 민족들 가운데 두되 나라들이 그 사방을 에워싸게 했다.

6 그가 주변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내 규례를 거역하고 내 율례를 어겼다. 나의 율례를 버리고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7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주변 이방인들보다 더 기승을 부렸고 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너희 주위 이방인들의 율례대로도 행하지 않았다.

8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나도 너를 대적한다. 내가 이방인의 눈앞에서 네 가운데 심판을 행하겠다.

9 네 모든 가증한 행위 때문에 내가 네게 전에 행하지 않은 일,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다시 행하지 않을 것을 행하겠다.

10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먹을 것이다. 내가 네게 심판을 행하고 너의 모든 남은 자를 사방에 흩으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먹고” — 포위된 성읍의 극단적인 기근 상황이다. 열왕기하 6:28-29에서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의 바벨론 포위 때도 예레미야애가 4:10이 같은 사실을 증언한다. 고대 근동 포위전의 기록(아시리아 연대기 등)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세 가지 심판

11 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내 성소를 온갖 가증한 것과 역겨운 것으로 더럽혔으니 나도 살아서 맹세한다 — 내가 네게서 움츠리지 않겠고 눈도 깜짝하지 않겠다.

12 너의 삼분의 일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기근으로 네 가운데서 소멸될 것이다. 삼분의 일은 네 사방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삼분의 일은 사방에 내가 흩으며 칼을 빼어 그들을 뒤쫓겠다.

13 내 분노가 완성될 것이고 내 격분이 그들에게서 식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분노를 다하면 나, 야훼가 말했음이 그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나의 질투로 그들에 대해 분노했음이.

14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네 주위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지나가는 모든 자의 눈앞에서.

15 내가 분노와 격분과 맹렬한 책망으로 너에게 심판을 행할 때 너는 네 주위 이방인들에게 욕이 되고 비방이 되고 경고가 되고 놀라움이 될 것이다. 나 야훼가 말했다.

16 내가 파괴하는 굶주림의 악한 화살을 너에게 쏠 것이다 — 너를 파멸시키려고 쏘는 것이다. 기근을 더하여 너의 빵의 의지할 것을 끊겠다.

17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것들이 너에게서 자녀를 빼앗을 것이다. 전염병과 피 흘림이 네 가운데 지나갈 것이고 내가 칼을 네게 가져오겠다. 나 야훼가 말했다.”



다음 장 — 야훼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안에서 이스라엘 산 위의 우상들로 향한다. 높은 산의 산당들이 포격의 대상이 된다.




에스겔 6장 — 산들이여, 들어라


이스라엘의 산에 대한 예언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그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3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산들과 언덕들과 시냇가와 골짜기들에게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 보라, 내가 너희에게 칼을 가져오겠다. 너희의 산당들을 파멸시키겠다.

4 너희의 제단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너희의 분향 제단들이 부서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죽임당한 자들을 너희의 우상들 앞에 쓰러뜨리겠다.

5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체들을 그 우상들 앞에 두겠다. 너희의 뼈들을 너희의 제단들 주위에 흩겠다.

6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산당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 — 너희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죄를 당하게 하며 너희의 우상들이 부서져 없어지게 하며 너희의 분향 제단들이 찍혀 넘어지게 하며 너희가 만든 것들이 폐허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7 죽임당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 쓰러질 것이고 너희가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산당(바마 — בָּמָה)” — 가나안 종교의 핵심 예배 장소다. 산이나 언덕 위에 세운 야외 성소로, 돌 제단·아세라 기둥·분향 제단이 갖춰졌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야훼 예배와 가나안 신 숭배가 이 산당들에서 뒤섞였다. 열왕기상·하는 역대 왕들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고학적으로 수백 개의 산당 유적이 발굴되었다(므깃도, 단, 아랏 등).





살아남는 자들

8 “그러나 내가 너희 중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 칼을 피한 자들이 민족들 가운데 흩어질 때.

9 살아남은 자들이 사로잡혀 간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음란한 마음을 슬프게 했고 그들의 눈이 그 우상들을 따라 음란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것들 때문에 자기들 얼굴 앞에서 싫어할 것이다.

10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한 것이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손을 치다

11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손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말하여라 — ‘아,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이여!’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12 멀리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서 포위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 대한 내 격분을 완성하겠다.

13 그들의 죽임당한 자들이 그 우상들 가운데, 그 제단들 주위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잎이 무성한 모든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을 때 — 그들이 제사 향기를 모든 우상에게 드리던 곳에 — 너희가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4 내가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 드블라(Diblah · ㉸ 디블라) 광야보다 더 황폐하고 쓸쓸하게 — 그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선언 공식이다. 이 책에만 70회 이상 반복된다. 야훼의 행동에는 항상 계시의 목적이 있다 — 심판이든 회복이든, 그 목적은 야훼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것이다. 고대 근동 조약 문서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는 표현은 강자가 약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각인시키는 언어다.



다음 장 — “끝이 왔다”는 선포. 에스겔의 가장 짧고 가장 강렬한 장 가운데 하나.




에스겔 7장 — 끝이 왔다


끝, 끝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의 아들아, 주 야훼가 이스라엘 땅에게 이같이 말한다 — 끝이 왔다. 이 땅의 네 방면에 끝이 왔다.

3 이제 네게 끝이 왔다. 내가 네 분노를 너에게 보내고 네 길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네 모든 가증한 것들을 네게 갚겠다.

4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다. 나는 네 길에 따라 너에게 갚겠다. 네 가증한 것들이 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끝(케츠 — קֵץ)” — 아모스 8:2(“끝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왔다”)의 언어를 직접 가져온다. 히브리어 케츠는 경계·한계를 가리키는데, 특히 허용된 시간의 끝을 뜻한다. 이 선언이 세 번 반복된다(2, 3, 6절). 반복은 취소 불가능함을 뜻한다.

5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재앙이다, 하나뿐인 재앙이다. 보라, 오고 있다.

6 끝이 왔다, 끝이. 깨어났다, 깨어났다 — 너를 향해. 보라, 오고 있다.

7 이 땅에 사는 자여, 네 차례가 왔다. 때가 왔다, 날이 가깝다 — 소동의 날, 산 위의 기쁨의 함성이 아닌.”





은과 금도 건지지 못한다

8 “이제 곧 내가 네게 내 분노를 쏟겠다. 내 격분을 너에게 완성하겠다. 네 길에 따라 너를 심판하며 네 모든 가증한 것들을 네게 갚겠다.

9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내가 아끼지 않겠다. 네 길에 따라 너에게 갚겠다. 네 가증한 것들이 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 야훼가 치는 자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10 보라, 그 날이다. 보라, 그것이 왔다. 네 차례가 나왔다. 막대기가 꽃을 피웠다. 교만이 움을 텄다.

11 포악이 불의의 막대기로 일어났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들의 무리도, 그들의 부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도 없을 것이다.

12 때가 왔다, 날이 이르렀다. 사는 자는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는 슬퍼하지 마라. 분노가 온 무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13 파는 자는 살아 있어도 팔아버린 것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환상이 온 그 무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취소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 생명을 굳세게 하지 못할 것이다.”

토지 반환법 — 레위기 25장 희년에 따르면 팔린 토지는 50년 만에 원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에스겔은 그 규례를 뒤집는다. 팔아버렸어도 돌아올 것이 없다. 바벨론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때문이다. 법이 있어도 법이 작동하는 세계 자체가 사라진다.





나팔이 울려도

14 “나팔을 불어 모든 것을 준비하되 싸움에 나갈 자가 없다. 내 분노가 온 무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15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에 있는 자는 칼에 죽고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16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쳐서 산들 위에 있겠지만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각자 자기 죄악으로 인해 울 것이다.

17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흐를 것이다.

18 그들이 굵은베를 두르고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될 것이다.

19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이 그들에게 불결한 것이 될 것이다.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도 못하고 창자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20 그의 아름다운 장식을 그들이 교만으로 삼았다. 가증한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의 형상들을 거기서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불결한 것으로 삼겠다.”





성소도 더럽혀진다

21 “내가 그것을 이방인의 손에 전리품으로 주겠다. 땅의 악인들에게 노략거리로 주겠다.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22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리겠다. 그들이 내 비밀스러운 장소를 더럽힐 것이다. 강도들이 들어가 더럽힐 것이다.

23 쇠사슬을 만들어라. 땅이 유혈 심판으로 가득하고 성읍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24 내가 민족 가운데 가장 악한 자들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집들을 차지할 것이다. 강자들의 교만을 내가 끝내겠다.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25 파멸이 온다. 그들이 평화를 찾겠지만 없을 것이다.

26 재앙이 재앙 위에 오고 소문이 소문 위에 올 것이다.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환상을 구하겠지만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사라지고 장로에게서 모략이 없어질 것이다.

27 왕이 슬퍼하고 지도자가 절망을 입을 것이다. 땅 백성의 손이 두려움으로 떨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길에 따라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심판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장 — 에스겔은 영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진다.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이 행하는 일들을 본다. 담무스 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 태양을 향해 절하는 남자들.




에스겔 8장 — 성전 안의 우상들


환상으로 옮겨지다

1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었고 유다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주 야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임했다.

2 내가 보니 불 같은 모양이 있었다. 허리처럼 보이는 곳에서 아래로는 불 같았고 위로는 광채처럼, 호박금처럼 빛났다.

3 그가 손 같은 형상을 내밀어 내 머리카락을 잡았다.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렸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 북쪽을 향한 안쪽 문 어귀에. 거기에 시기하시는 신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기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4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었다 — 내가 들판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시기하시는 신상” — 출애굽기 20:5의 “나 야훼는 시기하는 하나님”을 반어적으로 사용한다. 야훼가 계셔야 할 바로 그 자리, 야훼를 향한 시기심을 유발하는 우상이 서 있다. 어느 우상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고고학자들은 이 시기의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아세라 신상, 바알 관련 봉헌물이 다수 출토된 것을 확인했다(예루살렘 성전산 발굴, 케페르 힌놈 발굴 등).





첫 번째 가증함 —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

5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해 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향해 보았다. 제단 문 어귀 북쪽에 그 시기의 신상이 있었다.

6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행하는 큰 가증함을 — 나를 내 성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너는 또 돌아서면 더 큰 가증함을 볼 것이다.”





두 번째 가증함 — 벽의 비밀 방

7 그가 나를 안뜰 문으로 데려갔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있었다.

8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벽을 파보아라.” 내가 벽을 파니 문이 있었다.

9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보아라.”

10 내가 들어가서 보니 온갖 기어 다니는 것들과 역겨운 짐승들의 형상이 있었고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그 사방 벽에 그려져 있었다.

11 그 앞에 이스라엘 집 장로 칠십 명이 서 있었다. 그 가운데 샤반(Shaphan · ㉸ 사판)의 아들 야아자냐(Jaazaniah · ㉸ 야아즈야)도 있었다.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고 향의 연기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12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 장로들이 어둠 속에서, 각자 자기 방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야훼가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 야훼가 이 땅을 버리셨다’고 한다.”

장로 70명 — 70인은 이스라엘 공동 지도자의 상징 수다(출애굽기 24:1, 민수기 11:16). 지도자 전체가 성전 비밀 방에서 이방 종교를 행하고 있다. “야훼가 보지 못하신다”는 그들의 말은 야훼의 부재를 변명이나 위안으로 삼은 것이다. 바벨론 침략으로 야훼가 물러났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 해석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의 여지를 만들었다.





세 번째 가증함 — 담무스를 위해 우는 여인들

13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또 돌아서면 그들이 행하는 더 큰 가증함을 볼 것이다.”

14 그가 나를 야훼 성전 문 북쪽 어귀로 데려갔다.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담무스(Tammuz · ㉸ 탐무즈)를 위해 울고 있었다.

담무스 — 수메르어 두무지드(Dumuzi)에서 온 메소포타미아의 식물 신이다. 해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신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 여름(태양력 4월)에 거행되었다. 에스겔 당시 이 신앙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에 깊이 침투해 있었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설형문자 점토판에 담무스 애도 의식의 찬가가 기록되어 있다(영국 박물관 소장). 성전 안에서 이 의식이 벌어졌다는 것은 야훼 예배 공간이 완전히 혼합 종교 공간이 되었음을 뜻한다.

15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보았느냐? 너는 또 돌아서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을 볼 것이다.”





네 번째 가증함 — 태양을 향해 절하다

16 그가 나를 야훼 성전 안뜰로 데려갔다. 성전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스물다섯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야훼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에게 절하고 있었다.

태양 숭배 — 이집트의 라, 메소포타미아의 샤마쉬, 가나안의 샤메쉬 등 태양 신 숭배는 고대 근동 전역에 퍼져 있었다. 기원전 8-7세기 유다 왕궁에서도 말을 탄 태양 신 조각상이 발굴되었다(열왕기하 23:11). 성전 동쪽 문은 야훼의 영광이 들어오는 방향이었다(43장). 그 문 방향으로, 야훼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 절한다. 방향의 완전한 역전이다.

17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보았느냐? 유다 집이 여기서 행하는 가증한 것들이 그들이 이 땅에 폭력을 가득 채우고 다시 나를 노하게 한 것으로도 가벼운 일이냐?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가져다 댄다.

18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행하겠다.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들이 내 귀에 크게 외쳐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나뭇가지를 코에” —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하다. 어떤 학자는 태양 숭배 의식 중 향나무 가지를 코 앞에 대는 제의 행위로 해석하고, 어떤 학자는 야훼를 향해 코를 내미는 무례한 몸짓으로 해석한다.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두 해석 모두 맥락에서 야훼를 모욕하는 행위다.



다음 장 — 야훼가 여섯 처형자를 보내고, 이마에 표를 받은 자만 살아남는다. 한 사람이 거리를 돌며 이마에 표시를 그린다.




에스겔 9장 — 이마의 표


처형자들을 부르다

1 야훼께서 내 귀에 크게 외치셨다. “이 성읍의 형벌을 맡은 자들이 가까이 오도록 하여라. 각자 파괴하는 무기를 손에 들고.”

2 보라, 여섯 사람이 높은 북쪽 문 길로 왔다. 각자 손에 부수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찼다. 그들이 들어와 놋 제단 곁에 섰다.

3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던 케루빔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 야훼께서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4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로 지나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진 모든 가증한 것들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어라.”

“표(타우 — תָּו)” — 히브리어 타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다. 고대 히브리어 서체에서 타우는 십자가 모양(+) 또는 X 모양으로 썼다. 이 표가 죽음을 피하게 한다는 점에서 출애굽기의 문설주에 바른 피(유월절)와 같은 구조다. 기독교 전통에서 타우 표와 십자가의 연결이 이루어졌다(터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요한계시록 7장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이 장면을 이어받는다.

5 내가 들으니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지나다니며 쳐라. 네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끼지 마라.

6 늙은이, 젊은이, 처녀, 아이, 여인들을 도륙하되 멸절시켜라. 그러나 표가 있는 모든 자에게는 가까이 가지 마라. 내 성소에서 시작하여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던 장로들에게서 시작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하여” — 성전이 먼저다. 심판은 성소의 관리를 맡은 자들에게서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4:17(“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 이 논리를 이어받는다. 보호받는 특권이 먼저 책임을 진다.





에스겔의 탄원

7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전을 더럽혀라. 뜰에 시체들로 채워라. 나가라.” 그들이 나가 성읍에서 쳤다.

8 그들이 칠 때 나 혼자 남아 있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외쳤다.

“아, 주 야훼여. 주께서 예루살렘에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시키실 것입니까?”

9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매우 크고 크다. 그 땅이 유혈로 가득하고 그 성읍이 불의로 가득하다. 그들이 말하기를 ’야훼가 이 땅을 버리셨다, 야훼가 보지 못하신다’고 하기 때문이다.

10 그러므로 나도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고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그들의 길에 따라 그들의 머리에 갚겠다.”





먹통의 보고

11 보라, 세마포를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돌아와 보고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9장이 끝난다. 먹통을 찬 사람 — 표를 그린 자 — 이 돌아와 완료를 보고한다. 그는 구원의 임무를 마쳤다. 죽음의 여섯 사람도 여전히 성읍 가운데 있다.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들었다. 탄원했지만 답은 심판의 확인이었다. 예언자는 말을 하고, 탄원하고, 듣고, 기록한다. 막을 수는 없다.



다음 장 — 야훼의 영광이 케루빔 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한다. 불이 케루빔 사이에서 나온다. 1장의 환상이 다시 나타나되, 이제 그것은 떠나는 중이다.




에스겔 10장 — 영광이 문지방으로


케루빔 위의 영광

1 내가 보니 케루빔들의 머리 위 궁창에 보좌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 남보석 같았다.

2 야훼께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케루빔들 사이로 들어가라. 케루빔들 사이에서, 바퀴들 사이에서 손 가득히 불씨를 가져다가 성읍 위에 흩어라.” 그가 내 눈앞에서 들어갔다.

3 케루빔들이 성전 오른쪽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구름이 안뜰에 가득했다.

4 야훼의 영광이 케루빔 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으로 갔다.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고 뜰이 야훼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찼다.

단계적 출발 — 야훼의 영광이 처음 있던 자리에서 문지방으로 이동한다. 아직 떠나지 않았다. 문 앞에서 머뭇거린다. 이것은 단호한 떠남이 아니라 점진적인 작별이다. 에스겔 신학의 심층에 있는 것은 야훼가 심판을 즐기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광은 천천히 떠난다.

5 케루빔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렸다 —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가 말씀하실 때.





불씨를 흩다

6 야훼께서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케루빔들 사이에서 불씨를 가져오라 하실 때 그가 들어가 바퀴 곁에 섰다.

7 케루빔이 케루빔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케루빔들 사이의 불에 손을 대고 가져다가 세마포를 입은 자의 손에 주었다. 그가 받아 나왔다.

8 케루빔들에게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그 날개들 아래에 있었다.





바퀴들이 다시 나타나다

9 내가 보니 케루빔들 곁에 바퀴가 넷 있었다. 케루빔마다 하나씩. 바퀴들의 모양은 황록색 보석 같았다.

10 네 가지 모양이 같았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11 갈 때는 사방 어느 쪽으로든 갔다. 갈 때 돌지 않고 머리가 향한 쪽으로 따라갔다. 갈 때 돌지 않았다.

12 그들의 온 몸 —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들 — 이 넷의 바퀴들이 눈으로 가득했다.

13 내가 들으니 바퀴들을 “회오리바람”이라고 불렀다.

1장과 10장의 환상이 거의 동일하다. 그발 강가에서 야훼가 에스겔에게 오실 때 탔던 그 전차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발하려 한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본 것을 성전에서 다시 본다 —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다. 도착이 아니라 출발.





케루빔의 얼굴

14 케루빔들마다 얼굴이 넷이었다. 첫 번째 얼굴은 케루빔의 얼굴이었다.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세 번째는 사자의 얼굴이었다.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1장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1장에서 네 번째 생물의 얼굴 순서는 인·사자·황소·독수리였으나, 10장에서 첫 번째 얼굴이 “케루빔의 얼굴”로 나온다. 이것이 황소 얼굴과 같다는 해석이 있다(케루빔의 전형적 얼굴이 황소이기 때문).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두 환상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 에스겔의 의도적 기술인지, 본문 전승의 차이인지 해석이 나뉜다.

15 케루빔들이 올라갔다. 이것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들이었다.

16 케루빔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갔다. 케루빔들이 날개를 들어 땅에서 올라갈 때 바퀴들도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17 저것들이 서면 이것들도 섰고 저것들이 올라갈 때 이것들도 함께 올라갔다. 케루빔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영광이 동쪽 문으로

18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케루빔들 위에 머물렀다.

19 케루빔들이 날개를 들어 올려 내 눈앞에서 땅에서 올라갔다. 바퀴들도 그것들 곁에 있었다. 그것들이 야훼 성전 동쪽 문 어귀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었다.

“동쪽 문” — 이것이 결정적 이동이다. 성전 안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4절), 문지방에서 케루빔 위로(18절), 케루빔이 동쪽 문 위에 머문다(19절). 성전 동쪽 문은 야훼가 들어오시는 문이었다. 이제 같은 문을 통해 나가신다. 43:1-4에서 야훼의 영광이 같은 동쪽 문을 통해 돌아온다. 에스겔 신학의 대칭 구조가 여기 있다.

20 이것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생물들이었다.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고 그것들이 케루빔인 줄 알았다.

21 각각 네 얼굴이 있고 각각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아래 사람의 손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22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얼굴들과 같았다. 그것들의 모양과 그것들 자체가 같았다. 각자 앞으로 곧장 갔다.



다음 장 — 영광이 성읍 위에 머문 동안, 에스겔은 잘못된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예언을 받는다. 새 마음의 약속이 주어진다. 그리고 영광이 완전히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난다.




에스겔 11장 — 새 마음을 주겠다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1 영이 나를 들어 올려 야훼 성전 동쪽 문으로 데려갔다 — 동쪽을 향한 문. 보라, 그 문 어귀에 스물다섯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 앗수르(Azzur)의 아들 야아사냐(Jaazaniah)와 브나야(Benaiah)의 아들 블라댜(Pelatiah)도 있었다.

2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들이 이 성읍에서 악을 꾀하며 나쁜 모략을 내는 자들이다.

3 그들이 말하기를 ’집 지을 때가 가깝지 않다. 이 성읍이 솥이고 우리는 그 안의 고기다’라고 한다.

4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그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그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솥 안의 고기” — 포위된 성읍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표현하는 비유다. 솥이 보호막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에스겔은 이 비유를 뒤집는다. 솥 안의 고기는 결국 삶겨 먹힌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부른 것이 오히려 그들의 종말이다. 예레미야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낙관적 지도자들과 맞섰다.

5 야훼의 영이 내 위에 임했다.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말하여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안다.

6 너희가 이 성읍에서 죽임당한 자들을 많게 했고 그 거리를 죽임당한 자들로 가득 채웠다.

7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그 가운데 둔 죽임당한 자들은 고기다. 이 성읍이 솥이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끌어내겠다.

8 너희가 칼을 두려워했으니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오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9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끌어내어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겠다.

10 너희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 경계 위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블라댜의 죽음

11 “이 성읍이 너희의 솥이 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그 안의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경계 위에서 심판하겠다.

12 너희가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지 않고 내 율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너희 주위 이방인들의 율례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13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댜가 죽었다. 나는 엎드려 크게 외쳤다.

“아, 주 야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전히 멸절시키시렵니까?”





새 마음의 약속

14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5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이 네 형제들과 네 형제들, 네 친족들, 이스라엘 온 집에게 말하기를 ’야훼에게서 멀리 있거라. 이 땅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고 한다.

16 그러므로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멀리 옮겼고 여러 나라들로 흩었으나 내가 그들이 간 나라들에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었다.

17 그러므로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를 백성들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모아 들여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18 그들이 거기 가서 모든 역겨운 것들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거기서 없애버릴 것이다.

1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그 안에 두겠다. 돌 같은 마음을 그들의 몸에서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20 그들이 내 규례를 따르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21 그러나 역겨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 — 그 길에 따라 그들의 머리에 갚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살 같은 마음을” — 에스겔 36:26에서 더 충분히 전개될 이 약속은 이스라엘 예언서 가운데 가장 선명한 내면 변혁의 언어다. 예레미야 31:31-34의 “새 언약”(마음에 새기는 율법)과 나란히 놓인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3에서 “돌 판이 아니라 마음 판에”라고 쓸 때, 이 에스겔-예레미야 전통을 배경으로 한다. 신약의 성령론, 거듭남 신학의 구약 뿌리가 여기 있다.





영광이 성읍을 떠나다

22 케루빔들이 날개를 들어 올렸다. 바퀴들이 그것들 곁에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 그 위에 있었다.

23 야훼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 위에 머물렀다.

“동쪽 산” — 감람산(올리브산)이다.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이 산은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다. 야훼의 영광이 성전 → 문지방(9-10장) → 동쪽 문 → 동쪽 산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했다. 이제 완전히 성읍 밖으로 나갔다. 에스겔 43:2에서 같은 동쪽에서 야훼의 영광이 돌아온다. 스가랴 14:4는 야훼가 감람산에 서신다고 예언한다. 신약에서 예수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며 울고(누가복음 19:41), 감람산에서 승천한다(사도행전 1:12) — 이 산은 떠남과 돌아옴의 장소가 된다.





에스겔이 돌아오다

24 영이 나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갈대아 땅으로, 포로들에게 데려갔다. 내게 보인 환상이 나에게서 올라갔다.

25 내가 포로들에게 야훼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했다.



다음 장 — 에스겔은 다시 행위 예언을 수행한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처럼 짐을 챙기고 벽을 뚫고 나간다. 시드기야 왕의 도주와 포로를 예고한다.




에스겔 12장 — 포로의 짐을 챙기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집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반역하는 집 가운데 살고 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3 사람의 아들아, 포로의 짐을 준비하여라 — 낮에 그들의 눈앞에서. 낮에 그들의 눈앞에서 네 처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라 — 포로처럼. 어쩌면 그들이 볼 것이다. 비록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지만.

4 낮에 그들의 눈앞에서 짐을 포로의 짐처럼 내어놓아라. 그리고 저녁에 그들의 눈앞에서 포로처럼 나가거라.

5 그들의 눈앞에서 벽을 뚫어라. 그 안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거라.

6 그들의 눈앞에서 어깨에 메어라. 어두울 때 가지고 나가거라. 얼굴을 가려라 — 땅을 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표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벽을 뚫어라” — 고대 팔레스타인의 집 벽은 흙 벽돌로 지었다. 비상구를 위해 벽을 파고 나가는 것은 적군에 포위된 도시에서 피신하는 방법이었다. 이 행위 예언은 시드기야 왕의 도주를 예고한다 — 열왕기하 25:4에서 시드기야가 실제로 성 벽 틈을 통해 야음을 틈타 도주하지만 체포된다.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그것을 연기했다.

7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행했다. 낮에 포로의 짐처럼 내 짐을 내어놓았다. 저녁에 손으로 벽을 파고 어두울 때 어깨에 메고 나왔다 — 그들의 눈앞에서.





표징의 의미

8 아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9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집이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10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자에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온 집에게 관한 것이다.

11 말하여라. 나는 너희의 표징이다. 내가 한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당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이다.

12 그 가운데 통치자는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 나갈 것이다. 그들이 벽을 뚫어 그것을 통해 나올 것이다. 그가 눈을 가릴 것이다 — 눈으로 땅을 볼 수 없도록.

13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내 올무에 잡히게 하겠다. 내가 그를 바벨론 땅 갈대아로 데려가겠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14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 그의 도움, 그의 모든 군대를 사방으로 흩겠다. 그들 뒤에 칼을 빼겠다.

15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고 나라들에 흩을 때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6 내가 그들 가운데서 소수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건지겠다 — 그들이 간 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든 가증한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그들이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눈을 가릴 것이다 — 눈으로 땅을 볼 수 없도록” — 열왕기하 25:7에 따르면 시드기야가 붙잡혀 그의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되고 그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에스겔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하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13절) 그것을 “보지 못한다”(눈이 뽑혔기 때문). 이 세부 사항이 기록될 당시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두 번째 행위 예언 — 두려움으로 먹다

17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8 “사람의 아들아, 네 빵을 떨며 먹고 네 물을 떨며 근심으로 마셔라.

19 이 땅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한다 — 그들이 자기 빵을 근심으로 먹고 물을 황폐함으로 마실 것이다. 그 땅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폭력 때문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0 사람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빠른 성취 — “환상이 연기된다”는 말에 답하다

2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2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땅에서 떠도는 이 속담이 무엇이냐?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허사가 된다’는.”

23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 속담을 끝내겠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것을 속담으로 쓰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날들이 가까웠고 모든 환상의 성취가 가까웠다고.

24 이스라엘 집에 거짓 환상과 아첨하는 점복이 더는 없겠다.

25 나 야훼가 말하겠다. 내가 말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미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역하는 집아, 내가 너희 날에, 너희 평생에 말할 것이다. 그것을 행할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환상이 연기된다”는 속담 — 포로 공동체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을 이용해 안심했다. 위기가 올 것 같았지만 계속 미루어졌다. 그 안도감이 속담이 된 것이다. 에스겔은 그 속담을 직접 인용하고 답한다 — 이제 즉각적이다.

26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7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이 먼 날들에 관한 것이며 그가 멀리 있는 때에 관하여 예언한다’고 한다.

28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 말들이 다시 미루어지지 않겠다.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다음 장 — 거짓 예언자들과 점술사들에 대한 심판. “평화가 없는데 평화를 외치는” 자들의 운명.




에스겔 13장 — 회칠한 벽


거짓 예언자들을 향하여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3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본 것이 없으면서 예언하고 자기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4 이스라엘아, 네 예언자들은 황폐한 곳의 여우들 같다.

5 그들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 않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이날에 야훼 앞에서 싸울 수 있도록 성벽을 쌓지도 않았다.

6 그들이 허탄한 것을 보고 거짓된 점술을 행하면서 ‘야훼의 말씀이라’ 한다. 야훼가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이 자기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 히브리어 원문은 ’자기 영(רוּחַ — 루아흐)을 따른다’이다. 예언은 위에서 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내면을 하늘로 착각했다. 에스겔 시대에 바빌로니아 포로 중에도 “곧 돌아간다”는 낙관적 예언자들이 있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같은 거짓 예언자들과 싸우고 있었다(예레미야 28장). 두 예언자가 동시에 같은 적을 만난다.





성벽에 회를 칠하는 자들

7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허탄한 묵시를 말하고 거짓된 점술을 행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하지만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8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적대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다.

9 내 손이 허탄한 묵시를 보는 예언자들과 거짓된 점술을 행하는 자들을 향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공동체에 들지 못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명단에도 기록되지 못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야훼임을 알 것이다.”

10 “분명히, 그들이 내 백성을 미혹하여 ‘평화롭다’ 하였지만 평화가 없다. 그 백성이 성벽을 쌓으면 그들이 그 위에 회를 칠한다.

11 회를 칠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폭우가 오고 큰 우박이 떨어지고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12 성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너희가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13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진노로 폭풍을 일으키고 내 분노로 폭우를 내리고 분노로 큰 우박을 내려 파멸시킬 것이다.

14 내가 너희가 회 칠한 그 성벽을 헐어 땅에 쓰러뜨리겠다. 그 기초가 드러날 것이며 성읍이 무너지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15 이와 같이 내가 성벽에, 그리고 회를 칠한 자들에게 내 진노를 다하리니 그제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성벽도 없고 그것을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고.

16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며 예루살렘을 보고 평화의 묵시를 전하던 예언자들, 그들에 대하여 이것이 이루어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회를 칠한다(טוּחַ תָּפֵל — 타파엘 칠하다)” — ’타파엘’은 시멘트나 미장 재료가 아니라 쓸모없는 점토, 그래서 번역에 따라 ’진흙’이라고 옮기기도 한다. 내용이 없는 말로 위기를 봉합하려는 행위의 메타포다. 성벽에 균열이 생겼을 때, 진짜 대공사 대신 표면만 하얗게 덮어 멀쩡해 보이게 한다. 바빌로니아의 공성추(攻城椎)가 오면 회칠한 벽은 한 번의 타격으로 무너진다.





거짓 여예언자들

17 “사람아, 너는 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네 백성 중의 여예언자들을 향하여 네 얼굴을 세우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18 주 야훼가 말한다. 모든 팔꿈치에 매는 팔 가리개를 만들고 모든 키의 사람에게 머리 덮개를 만들어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 자신의 영혼은 살려 두느냐?

19 너희가 보리 몇 줌과 빵 조각을 받고 내 백성 가운데서 나를 모독하여 죽지 말아야 할 자를 죽이고 살지 말아야 할 자를 살리니 내 백성이 거짓말을 들으려 하는도다.”

팔 가리개와 머리 덮개 — 그 의미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주술 도구들이다. 일부 학자는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천이나 두건으로 본다. “보리 몇 줌과 빵 조각을 받고” — 소액의 보수를 받고 유리한 예언을 팔았다는 뜻이다. 여예언자들의 직업적 사기를 지적한다.

20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기서 영혼을 새처럼 사냥하는 팔 가리개를 내가 대적하여 너희 팔에서 그것들을 찢어내겠다.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내가 놓아주겠다.

21 또 너희 머리 덮개를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22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으로 근심하게 하였고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도록 너희가 그 손을 강하게 하였다.

23 그러므로 너희가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점술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다음 장 — 우상을 섬기는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야훼의 말씀을 묻기 위해 찾아온다. 에스겔에게 오기 전에 먼저 우상 앞에 절한 자들에게 야훼는 대답하기를 거부하신다.




에스겔 14장 — 노아·다니엘·욥도 자기만 구원할 것


우상을 마음에 품은 자들

1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2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3 “사람아,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들여놓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세워 두었다. 내가 과연 그들의 물음에 응답하겠느냐?

4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고. 이스라엘 족속 중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들여놓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세우고서 예언자에게 오는 자마다 나 야훼가 그를 위해 내가 직접 응답하겠다. 그의 많은 우상들대로.

5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잡으려 함이니 그들이 자기 우상들로 인하여 다 나를 떠났음이라.”

“우상을 마음속에 들여놓고” — 에스겔은 이것을 마음의 문제로 진단한다. 가나안 신상을 문자 그대로 집에 모시지 않아도 된다. 마음 안에 들여놓으면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 개념은 마음의 내적 상태를 종교의 핵심으로 보는 에스겔 신학의 특징이다. 36장의 “새 마음”과 “새 영”의 약속이 이 진단에서 시작된다.





예언자도 덫에 걸린다

6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돌아와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고 너희 모든 가증한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7 이스라엘 족속 중 누구든지 또는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인 중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 자기 우상들을 마음속에 들여놓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세우고 예언자에게 가서 나에게 물으면 나 야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하겠다.

8 내가 그를 향하여 내 낯을 세우겠다. 그를 표적과 속담거리로 삼고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9 예언자가 꾀임을 받아 어떤 말을 하면 그를 꾀인 것은 나 야훼다. 내가 그 예언자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하리라.

10 그들이 함께 자기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묻는 자의 죄악과 예언자의 죄악이 같을 것이다.”

“예언자가 꾀임을 받으면 나 야훼가 그를 꾀인 것” —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까다롭다. 야훼가 거짓 예언을 조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허락하다’와 ’행하다’를 동일한 능동 동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도록 내버려두심 — 심판의 한 형태다. 열왕기상 22장에서 미가야 선지자가 본 환상과 같은 신학적 논리다.





노아·다니엘·욥 세 사람

11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다시는 자기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2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3 “사람아, 한 땅이 나를 대항하여 범죄할 때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것의 양식 의뢰를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는다고 하면

14 거기에 비록 노아(Noah)와 다니엘(Daniel)과 욥(Job)이 있어도 그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노아·다니엘·욥 — 구약에서 의인의 상징으로 꼽히는 세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목된 “다니엘”이 누구인가는 학계에서 논란이 있다. 에스겔서는 기원전 593~571년에 기록되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에스겔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지만, 에스겔이 그를 노아·욥과 나란히 오랜 전통의 의인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색하다. 1929년 시리아 라스 샴라(Ras Shamra — 고대 우가릿)에서 발굴된 기원전 14세기 우가릿 서사시에는 ’단엘(Dan’el)’이라는 의로운 왕이 등장한다. 그는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정의로운 통치자로 묘사된다. 많은 학자들은 에스겔 14장의 ’다니엘’이 성경의 다니엘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잘 알려진 이 신화적 의인 단엘을 가리킨다고 본다. 고유명사 철자도 히브리어 원문에서 에스겔의 ’다니엘(דָּנִאֵל)’과 다니엘서의 ’다니엘(דָּנִיֵּאל)’이 약간 다르다는 점도 이 논의의 근거가 된다.

15 “혹 내가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에 통과하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것이 그 짐승들로 인하여 황폐하여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16 비록 그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 생명만 건지겠고 자녀들은 건지지 못하리라.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17 혹 내가 칼을 그 땅에 가져다가 ‘칼아, 그 땅을 통과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는다면

18 비록 그 세 사람이 거기에 있어도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 생명만 건지겠고 자녀들은 건지지 못하리라.

19 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리고 내 분노로 그것에 피를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면

20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에 있어도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생명만 건지겠다.”

네 가지 심판 —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 이 네 가지는 레위기 26장과 요한계시록 6장의 “네 기사(騎士)” 심판과 평행한다. 에스겔은 이것을 하나씩, 반복적으로, 리듬감 있게 전개한다. 반복 자체가 돌이킬 수 없다는 강조다. 의인 세 명을 반복해서 등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의인의 존재조차 집단 심판을 막을 수 없다. 개인의 의는 개인만 구한다.





예루살렘을 향한 네 가지 심판

21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 내 네 가지 혹독한 심판을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내릴 때는 어떠하겠느냐? 이것으로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으려 함이다.

22 그럼에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끌려 나오는 자녀들 — 아들과 딸.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오겠고 너희가 그들의 행동과 행실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하여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23 그들이 자기 행동과 행실로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것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에 비유된다. 열매도 없고 가구나 기둥으로도 쓸 수 없는, 오직 불쏘시개로만 쓰이는 포도나무 가지.




에스겔 15장 — 포도나무 가지


쓸모없는 가지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 가운데서 숲의 덩굴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3 그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겠느냐? 거기서 그릇을 걸 못이라도 만들 수 있겠느냐?

4 보라, 불에 땔감으로 던져진다. 불이 양쪽 끝을 태우고 가운데도 그을렸다. 이제 무슨 일에 쓸 수 있겠느냐?

5 멀쩡할 때도 아무 물건을 만들지 못했는데 불에 타고 그을렸다면 더더욱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리라.”

포도나무의 역설 —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귀하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다. 줄기가 가늘고 뒤틀려 가구를 짜거나 기둥을 세울 수가 없다. 숲의 어떤 나무보다 쓸모가 없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포도나무로 불렸다(이사야 5장, 시편 80편). 그러나 에스겔이 보는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다. 그렇다면 남는 용도는 하나다.





예루살렘이 포도나무다

6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의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를 불에 땔감으로 주듯이 예루살렘 주민을 그같이 줄 것이다.

7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낯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한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살라 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낯을 세울 때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8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들이 패역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한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 에스겔의 동시대인들은 기원전 597년 첫 번째 바빌로니아 침략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에스겔이 경고하는 것은 두 번째 불이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탄다. 역사가 이 예언을 검증했다. 포도나무 가지는 두 번째 불에서도 건져지지 않는다.

다음 장 — 예루살렘의 음란한 역사가 극도로 노골적인 알레고리로 전개된다. 버려진 신생아를 주워 키워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녀가 이웃 나라들과 음행한다는 이야기.




에스겔 16장 — 버려진 아이, 음란한 아내


탄생과 버려짐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여라.

3 주 야훼가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네 근본과 태어남은 가나안 땅이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Amorite)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Hittite · ㉸ 히타이트) 사람이다.

4 네가 태어나던 날에, 네 배꼽 줄이 잘리지 않았고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소금으로 문지르지도 않았고 포대기에 싸이지도 않았다.

5 아무도 너를 가엾이 여기지 않았다. 이 일들 중 어느 하나라도 너에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 네가 태어난 날에 들판에 버려졌다. 네 생명이 혐오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신생아 유기(遺棄) — 고대 근동에서 신생아 유기는 드물지 않았다. 아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장애가 있거나 태어난 날의 징조가 나쁠 때 들판에 내다버렸다. 들판에 버려진 아이를 지나가다 주워 기르는 일도 있었다. 이집트 신화에도, 로마 로물루스 전설에도 같은 모티프가 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기원을 이 이미지로 시작한다 —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아이.





주움과 자람

6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네가 피 속에서 발버둥치는 것을 보았다. 내가 피 속의 너에게 말했다. ‘살아라!’ 내가 피 속의 너에게 말했다. ‘살아라!’

7 내가 너를 들의 채소처럼 무수히 많게 했다. 너는 자라고 또 자라서 매우 아름다워졌다. 젖가슴이 자랐고 머리털이 났다. 그러나 너는 벌거벗고 있었다.

8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 너를 보았다. 보라, 네 때 — 사랑받을 때가 왔다. 내가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네 벌거벗음을 가렸다. 내가 네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그리하여 너는 내 것이 되었다.

9 내가 물로 너를 씻겨 네 피를 씻어 버렸다. 기름을 네게 발랐다.

10 내가 수놓은 옷을 네게 입히고 물고기 가죽 신을 신겼으며 가는 베로 감싸고 비단을 덮었다.

11 내가 너를 단장시켜 팔찌를 네 손에 끼우고 목걸이를 네 목에 걸었다.

12 내가 코 고리를 네 코에 달고 귀고리를 네 귀에 달고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씌웠다.

13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단장하였고 가는 베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매우 아름다워져 왕위에까지 나아갔다.

14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명성이 민족들 중에 퍼졌다. 내가 네게 베푼 내 화려함으로 완전하였기 때문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 룻기 3장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하는 장면과 같은 언어다. 옷자락으로 덮는 것은 결혼 언약의 상징이었다. 야훼가 예루살렘과 혼인 언약을 맺었다는 이미지다. 단장 목록은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번영을 가리킨다.





음란의 시작

15 “그러나 너는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으로 인하여 음행하였다. 지나가는 자마다에게 음행하여 그것이 그의 것이 되게 했다.

16 네 의복을 가져다가 꾸민 산당들을 만들고 거기서 음행하였다. 이런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17 내가 네게 준 내 금과 은으로 만든 나를 위한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음행하였다.

18 수놓은 네 옷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덮었으며 내 기름과 내 향을 그 앞에 두었다.

19 내가 네게 준 내 음식 — 내가 너를 위해 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 — 을 네가 그것들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20 또 네가 내게 낳은 네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제물로 먹게 하였다. 네 음행이 작은 것이었겠느냐?

21 네가 내 자녀들을 잡아 그것들을 통과하게 하며 불에 살라 바쳤다.”

“내 자녀들을 불에 살라” —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행해진 자녀 희생 제사를 가리킨다. 예루살렘 남서쪽 힌놈 골짜기(게헨나)에서 몰렉(Molech) 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의식이 행해졌다(열왕기하 16:3, 23:10). 고고학적으로 레반트 지역에서 이런 희생 제의의 흔적이 발굴되었다. 에스겔은 이것을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다른 남자에게 바치는 배반으로 묘사한다.





음행의 확장 — 이집트·앗수르·바빌론

22 “네 모든 가증한 일들과 음행 중에서 너는 젊었을 때를 기억하지 않았다. 네가 피 속에서 발버둥치던 벌거벗음을.

23 모든 악한 일들 뒤에 —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너에게 — 주 야훼의 말씀이다.

24 네가 너를 위해 높은 곳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산당을 만들었다.

25 길 어귀마다 네 높은 곳을 세우고 네 아름다움을 추하게 하여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다리를 벌려 음행을 많이 하였다.

26 너는 큰 몸을 가진 네 이웃 이집트 자손들과 음행하였고 나를 격노하게 하려고 음행을 더하였다.

27 보라,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손을 뻗어 네 정해진 몫을 줄이고 너를 미워하는 네 대적들, 블레셋 딸들의 마음대로 네게 행하게 하였다. 그들도 네 음란한 행실에 부끄러워하였다.

28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여 너는 앗수르 자손들과도 음행하였다. 음행하고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29 또 장사하는 땅 바빌로니아까지 음행을 더하였다. 이렇게 해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이집트·앗수르·바빌론 — 이 세 강대국은 이스라엘이 정치적 동맹을 구하며 줄을 섰던 나라들이다. 에스겔은 이 외교적 동맹 체결을 음행으로 묘사한다. 야훼만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힘에 의존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가 앗수르에 맞서 이집트에 의지했고(이사야 30-31장), 후대 왕들이 바빌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줄을 탔다. 에스겔이 보기에 이 모든 외교는 영적 배신이다.





삯을 주는 창기

30 “주 야훼의 말씀이다. 네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너는 방탕한 창기처럼 행동하였다.

31 길 어귀마다 높은 곳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산당을 만들었다. 그러나 삯을 멸시하였으니 너는 창기 같지도 않다.

32 음행하는 아내여, 자기 남편 대신 이방 사람들을 들이는구나.

33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지만 너는 도리어 네 선물을 네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었다. 그들이 사방에서 너와 음행하도록 매수하였다.

34 너는 다른 여자들과 반대되었다. 너는 음행을 위해 삯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삯을 주었다. 이것이 네 다른 점이다.”

“삯을 주는 창기” — 에스겔의 알레고리에서 가장 역설적인 지점이다. 보통 창기는 삯을 받는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삯을 주면서 음행을 구했다. 국제 동맹을 위해 공물을 바치고, 신전의 보물을 가져다 선물하고, 자국의 자원을 바쳐가며 강대국의 환심을 샀다는 뜻이다. 스스로를 낮춘 굴욕적인 외교가 영적으로는 삯을 주는 음행이다.





심판의 선고

35 “그러므로 창기여,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36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네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음행 중에 네 벌거벗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랑하는 자들과의 음행 때문에, 그리고 네가 그들의 모든 가증한 우상들 때문에 그들의 피를 위해 피를 바쳤기 때문에,

37 보라, 내가 네 사랑하는 자들을 다 모아 네가 즐거워했던 자들과 사랑했던 자들과 미워했던 자들을 다 모아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너에게 올 때 내가 네 벌거벗음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리라. 그들이 네 벌거벗음을 다 볼 것이다.

38 내가 너를 간음하는 여자들과 피를 흘리는 여자들처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내 분노와 질투의 피로 삼겠다.

39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들이 네 높은 곳을 헐고 네 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져가겠다. 너를 벌거벗고 적나라하게 내버려두겠다.

40 그들이 군중을 네게 향하게 하고 돌로 치고 칼로 찌를 것이다.

41 그들이 불로 네 집들을 사르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네 음행을 끝내 버리겠다. 너는 다시는 창기 삯을 주지 못할 것이다.”

불륜한 아내의 처벌 —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 간음한 아내는 공개적 치욕, 신체적 처벌, 심한 경우 처형을 받았다. 에스겔의 알레고리는 이 법적 처벌 언어를 신학적 심판에 적용한다. 바빌로니아의 포위와 파괴가 이 처벌의 역사적 실행이다. 일부 유대 전승은 이 장의 노골적인 내용 때문에 공중 예배에서 낭독하는 것을 제한했다. 탈무드 메길라(Megillah 4:10)는 에스겔 16장을 회당에서 낭독하지 않는다고 기록한다.





언니와 동생들

44 “보라, 속담을 쓰는 자는 누구나 네게 대해 이 속담을 쓸 것이다. ‘어미와 같은 딸이라.’

45 너는 남편과 자녀를 혐오한 네 어미의 딸이다. 너는 남편들과 자녀들을 혐오한 네 언니들의 자매다. 네 어미는 헷 사람이고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다.

46 네 언니는 사마리아(Samaria)이고 —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네 왼쪽에 있다. 네 동생은 소돔(Sodom)이고 — 그녀와 그녀의 딸들이 네 오른쪽에 있다.

47 너는 그들의 길을 걸었느냐?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잠깐 사이에 너는 그들보다 더 부패하게 행하였다.

48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동생 소돔,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네가 한 것과 네 딸들이 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49 보라, 이것이 네 동생 소돔의 죄악이다. 그녀와 그녀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넉넉한 양식과 평온한 번영이 있었으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50 그들이 교만하고 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내가 보고 그들을 제거하였다.

51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 너는 그들보다 더 많은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 네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로 네 자매들이 의롭게 보이게 만들었다.

52 너는 네 자매들에게 변호를 허락한 네 심판을 짊어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게 죄를 지었다. 그들이 너보다 의롭다. 너는 네 자매들을 의롭게 하였으니 너는 수치를 당하라.”

소돔이 예루살렘보다 낫다는 역설 — 소돔은 구약 전체에서 죄악의 상징이다. 에스겔이 여기서 소돔의 죄를 재정의하는 것이 눈에 띈다. “교만함, 넉넉한 양식, 평온한 번영 속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함”이 소돔의 죄다. 창세기 19장의 성적 폭력만이 전부가 아니다. 불의와 무관심이 소돔을 멸망시켰다는 에스겔의 해석은 당시 예루살렘을 향한 직접적 고발이다.





영원한 언약

53 “그러나 내가 소돔과 그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들을 돌이킬 때 내가 또 네 포로들 — 그 가운데서 — 을 돌이킬 것이다.

54 그리하면 네가 수치를 짊어질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 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55 네 자매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58 너는 네 음란함과 네 가증한 일들을 짊어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다.

59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언약을 경멸하여 맹세를 깨뜨린 네게 내가 행할 것이니 내가 네게 행한 것이 그대로다.

60 그러나 내가 네 젊은 시절에 너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61 그리하면 너는 네 언니들과 네 동생들을 받을 때 네 길을 기억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네 딸들로 네게 주되 네 언약으로 말미암지 않고.

62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제야 너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63 내가 네 행한 모든 것을 용서할 때 너는 기억하고 수치를 당하고 네 수치로 인하여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심판의 마지막 말이 언약 갱신이다 — 에스겔 16장은 구약에서 가장 길고 가장 충격적인 심판 본문 중 하나이지만, 끝은 야훼의 기억으로 마친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 언약은 인간의 충실함에 기반하지 않는다. 야훼가 일방적으로 기억하고 갱신한다. 가장 가혹한 고발이 가장 이상한 은혜로 끝난다.

다음 장 —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바빌론과 이집트 사이에서 줄을 타는 시드기야 왕의 정치적 배신이 알레고리로 그려진다.




에스겔 17장 —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


수수께끼를 말하여라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라.

3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큰 날개에, 긴 깃털을 가진 큰 독수리가 온갖 색깔의 깃털이 풍성하여 레바논에 와서 백향목의 꼭대기를 취했다.

4 그 새순의 끝을 꺾어 상업하는 나라에 가져가고 장사하는 성읍에 두었다.

5 그가 또 그 땅의 씨 한 알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 심었다. 물이 많은 곳에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6 그것이 자라 낮게 퍼지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가지들이 그를 향하고 그 뿌리들은 그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고 가지들을 내고 가지들을 쏘았다.”

첫 번째 독수리 —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네부카드네자르)이다. “레바논의 백향목 꼭대기”는 예루살렘의 왕가를 가리킨다. 기원전 597년,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을 포로로 바빌론에 데려갔다. 기름진 밭에 심은 씨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허수아비 왕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다.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왕위를 허락받았다.





두 번째 독수리

7 “그런데 다른 큰 독수리가 있었다. 큰 날개에 많은 깃털을 가진 독수리. 보라, 이 포도나무가 그에게 뿌리를 향하고 그 가지들이 그를 향해 뻗었다. 그가 심겨진 밭을 떠나 물을 받으려고.

8 그것이 기름진 밭에서 많은 물 곁에 심겼는데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좋은 포도나무가 되려 함이었다.

9 주 야훼가 말한다. 이것이 번성하겠느냐? 그 뿌리를 뽑아 그 열매를 끊어버리지 않겠느냐? 그것의 잎사귀는 시들 것이다. 그것을 뿌리에서 뽑아내는 데 큰 힘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10 보라, 그것이 심어졌지만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닿을 때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것이 심겨진 밭에서 시들 것이다.”

두 번째 독수리 — 이집트 바로다.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왕위를 받았지만 몰래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했다(예레미야 37장). 에스겔은 이 정치적 배신을 포도나무가 처음 심은 독수리를 떠나 다른 독수리에게 뿌리를 뻗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집트라는 “동풍이 닿으면 시드는 포도나무” — 이집트의 원조는 결국 오지 않았다.





비유를 해석하다

1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2 “반역하는 족속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바빌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왕과 방백들을 잡아다가 바빌론 자기에게로 가져갔다.

13 왕의 자손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맹세를 시켰다. 그 땅의 능력자들을 데려갔다.

14 이것은 왕국을 낮추어 스스로 설 수 없게 하려 함이니 언약을 지킴으로만 설 수 있다.

15 그러나 그가 왕에게 배반하여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어 말들과 많은 병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것이 성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도망하겠느냐? 언약을 깨고 도망하겠느냐?

16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를 왕으로 세운 왕이 있는 바빌론에서, 그 왕에게 한 맹세를 멸시하고 그와의 언약을 깨뜨린 자는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17 바로가 많은 군대와 큰 무리로 그를 전쟁에서 도우려 해도 소용없을 것이다. 방어를 쌓고 공성 시설을 세워 많은 생명을 끊을 때에.”





맹세를 깨뜨린 자

18 “그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보라, 그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였다. 그는 도망하지 못할 것이다.

19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맹세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깨뜨린 것을 내가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겠다.

20 내가 그 위에 내 그물을 펴겠다. 내 올무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행한 반역에 대해 그 거기서 심판하겠다.

21 그의 모든 군대 중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인간의 맹세와 야훼의 맹세 — 에스겔에게 시드기야의 죄는 단순한 정치적 배신이 아니다.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한 맹세는 야훼의 이름으로 한 것이었다(역대하 36:13). 따라서 그 맹세를 깨는 것은 야훼에 대한 반역이기도 하다. 에스겔은 바빌론 왕과의 언약을 야훼 자신의 언약처럼 말한다. 국제 조약도 야훼의 도덕적 질서 안에 있다.





새 백향목을 심으실 것

22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높은 백향목 꼭대기를 가져다가 그것을 심겠다. 그 새순에서 어린 가지 하나를 꺾어 내가 친히 높고 솟은 산에 심겠다.

23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것을 심겠다. 그것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좋은 백향목이 될 것이다. 온갖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겠고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24 들의 모든 나무들이 내가 야훼인 것을 알 것이다. 나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인다. 나는 파란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자라게 한다. 나 야훼가 말하고 행하였다.”

“낮은 나무를 높인다” — 17장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야훼가 직접 새 백향목을 심는다. 꺾인 왕가의 새순,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어질 그 가지 — 후대 유대 해석자들은 이것을 메시아적 약속으로 읽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이야기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끝이 아니다.

다음 장 —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개인 책임의 신학이 선언된다.




에스겔 18장 —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속담을 깨뜨리다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 속담을 무슨 뜻으로 쓰느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3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이 속담을 다시 쓸 수 없게 되리라.

4 보라, 모든 영혼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도 내 것이고 아들의 영혼도 내 것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 그가 죽을 것이다.”

예레미야 31:29와 에스겔 18:2 — 같은 속담이 두 예언서에 모두 등장한다. 예레미야는 포로기 이후에 이 속담이 더 이상 쓰이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고(예레미야 31:29-30), 에스겔은 지금 당장 이 속담을 부수어버린다. 두 예언자는 동시대에 같은 신학적 전환을 선언한 것이다 — 집단에서 개인으로, 세대 연대 책임에서 개인 도덕 책임으로. 이 전환은 고대 세계에서 혁명적인 개념이었다. 고대 근동의 법전과 신앙은 죄가 자손에게 흐른다고 보았다. 에스겔은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의인의 삶

5 “사람이 의로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6 산 위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월경 중인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않고

7 아무도 억압하지 않고 채무자의 전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밥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8 이자를 놓지 않고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불의를 멀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심판을 행하고

9 내 규례를 따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로운 자다.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의인의 목록 — 종교적 의무(우상 숭배 금지)와 사회적 의무(억압 금지, 굶주린 자 도움)가 같은 목록에 있다. 에스겔에게 의로움은 예식만이 아니다. 경제적 정의, 타인의 권리, 가난한 자에 대한 구체적 행동이 포함된다. 이것은 아모스, 미가, 이사야의 사회 정의 예언과 같은 흐름이다.





악인의 아들

10 “의인에게 포악한 아들이 있어 피를 흘리며 이것들 중 어느 하나라도 행하면

11 — 그가 이것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고 산 위의 제물을 먹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고 강탈하고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가증한 것을 행하고

13 이자를 놓고 이익을 취하면 — 이 사람이 살겠느냐?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악인의 아들은 의인

14 “그런데 그 포악한 사람에게 아들이 있어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그것을 보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15 — 산 위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16 아무도 억압하지 않고 전당물을 잡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 자기 밥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17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이자와 이익을 취하지 않고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따라 행하면 — 이 사람은 아비의 죄악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18 그 아비는 억압하고 형제를 강탈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선하지 않은 것을 행했으므로 그의 죄악으로 죽을 것이다.

19 그런데도 너희가 말하기를 ‘어째서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않느냐?’ 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돌이킴과 책임

20 “범죄하는 그 영혼, 그가 죽을 것이다.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않을 것이다.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을 것이다.

21 악인이 자기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22 그가 행한 모든 허물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23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24 그러나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아서서 불의를 행하면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것을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의 행한 모든 의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범한 허물과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 이것이 에스겔 18장의 핵심 선언이다. 야훼는 심판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심판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야훼가 원하는 것은 돌이킴이다. 이 신학은 요나서와 같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까봐 두려워 도망했다. 에스겔의 야훼는 그것을 원한다고 직접 말씀하신다.





공정하지 않다는 항변

25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26 의인이 그 의에서 돌아서서 불의를 행하고 그로 인해 죽으면 그가 행한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27 악인이 자기 행한 악에서 돌이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28 그가 깨닫고 자기 행한 모든 허물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살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29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돌아서라

30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 길대로 심판하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돌이켜라. 너희의 모든 허물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31 너희가 범한 모든 허물을 던져 버려라. 너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32 죽는 자의 죽음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돌이켜라. 살아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어라” — 이 구절은 에스겔 36:26의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와 연결된다. 18장은 명령형이다 — 너희가 만들어라. 36장은 약속형이다 — 내가 주겠다. 두 본문이 긴장하지만 모순하지 않는다. 인간의 책임과 야훼의 은혜가 같은 신학 안에 공존한다. 에스겔이 선포하는 개인 책임의 신학은 동시에 야훼의 선제적 은혜를 배경으로 한다.

다음 장 —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애가. 사자 새끼 두 마리의 운명이 슬픔으로 노래된다.




에스겔 19장 — 사자 새끼 두 마리에 대한 애가


애가를 불러라

1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노래하여라.





첫 번째 사자 새끼

2 네 어머니가 무엇이었느냐? 사자 새끼들 가운데 앉은 암사자였다. 어린 사자들 가운데 누워 그 새끼들을 길렀다.

3 그 새끼들 중 하나를 키우니 어린 사자가 되었다.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웠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4 민족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를 웅덩이에 잡아넣었다. 갈고리로 그를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

첫 번째 사자 새끼 — 학자들은 이 인물을 여호아하스(Jehoahaz · ㉸ 여호아하즈)로 본다. 요시야 왕의 아들로, 기원전 609년 석 달간 왕위에 오른 뒤 이집트 바로 느고(Necho · ㉸ 네코)에게 포로로 잡혀 이집트로 끌려갔다(열왕기하 23:31-34). “이집트 땅으로 끌고 갔다”는 본문과 일치한다. 그는 이집트에서 죽었다.





두 번째 사자 새끼

5 암사자가 기다리다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들 중 다른 하나를 데려다 어린 사자로 키웠다.

6 그가 어린 사자들 가운데 다녔고 어린 사자가 되었다.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웠다. 사람을 잡아먹었다.

7 그가 그들의 궁궐들을 헐고 그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그 울음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졌다.

8 민족들이 사방 지방에서 그를 향해 왔다. 그들이 그 위에 그물을 펴고 그를 웅덩이에 잡아넣었다.

9 갈고리로 그를 새장에 가두어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 그를 요새들에 가두어 그 소리가 이스라엘 산들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였다.

두 번째 사자 새끼 — 여호야긴(Jehoiachin · ㉸ 여호야킨) 또는 시드기야(Zedekiah · ㉸ 치드키야)로 본다. 여호야긴은 기원전 597년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갔다. 시드기야는 기원전 586년 바빌론군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끌려갔다(열왕기하 25:7). 두 해석 모두 가능하다. “바빌론 왕에게 끌고 갔다”는 묘사는 두 왕 모두에게 해당한다.





포도나무 애가

10 네 어머니는 피에 심겨진 포도나무였다. 물이 많아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였다.

11 그녀에게 강한 가지들이 있어 통치하는 자들의 홀이 될 만하였다. 그 키가 뭉게구름 속으로 높이 올라갔다. 많은 가지들 가운데서 그 높음으로 인해 눈에 띄었다.

12 그러나 그것이 분노 중에 뿌리 뽑혔다. 땅에 내동댕이쳐졌다. 동풍이 그 열매를 말렸다. 강한 가지들이 꺾이고 말랐다. 불이 그것을 삼켰다.

13 이제 광야에 심겨졌다. 가물고 메마른 땅에.

14 불이 그 가지들 중 하나에서 나와 그 열매를 삼키니 통치하는 자들의 홀이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

이것이 애가다. 애가가 될 것이다.

에스겔이 애가를 쓴다는 것 — 에스겔은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자지만, 19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슬픔의 노래를 쓴다. 에스겔서는 애가의 독특한 리듬인 ’키나 율격(Qinah meter — 3+2박자)’을 사용한다. 비탄의 노래는 긴 음절과 짧은 음절로 절뚝이듯 흐른다. 그 불균형이 곧 슬픔이다. 야훼는 심판을 집행하면서도 울지 않을 수 없다. 예레미야애가와 같은 정서가 여기에 있다.

“불이 그 가지들 중 하나에서 나왔다” — 내부의 배반과 반역이 파멸을 초래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외적만의 탓이 아니다. 내부에서 불이 났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의 반복된 우상숭배 역사가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까지 거슬러 회고된다. 야훼가 여러 번 심판하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 때문에 참으셨다.




에스겔 20장 — 반복된 배신의 역사


장로들이 묻다

1 제칠 년 다섯째 달 십일에 이스라엘 장로들 몇이 야훼께 물으러 와서 내 앞에 앉았다.

2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3 “사람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나에게 물으러 왔느냐?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4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사람아,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들에게 그들 조상들의 가증한 일들을 알게 하여라.”

“제칠 년 다섯째 달 십일” — 기원전 591년이다. 에스겔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한 지 7년째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약 5년 전이다. 장로들이 야훼의 말씀을 물으러 왔지만, 야훼는 대답하기를 거부하신다. 먼저 역사를 돌아보게 하신다.





이집트에서의 배신

5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는 날에 야곱 집안의 자손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에게 나를 알게 하여 내 손을 들어 말했다.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6 그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 내가 그들을 위해 정탐한 땅 —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7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각 사람은 자기 눈의 가증한 것들을 던져버리라.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8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각 사람이 자기 눈의 가증한 것들을 던져버리지 않고 이집트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쏟겠다고 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완전히 쏟겠다고.

9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다.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겠다고 그 민족들의 눈 앞에서 내가 알리었기 때문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다” — 이 구절이 에스겔 20장의 핵심 동기다. 야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이스라엘이 충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반역했다. 야훼가 구원한 이유는 야훼 자신의 이름, 곧 야훼의 신실함과 명성을 위해서다. 이 신학은 신명기와 다르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순종을 조건으로 강조하지만, 에스겔은 야훼의 일방적 신실함을 전면에 내세운다. 에스겔 36장이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광야에서의 배신

10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로 데리고 갔다.

11 내가 내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고 내 법도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사람이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 것이다.

12 또 내가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을 주었다.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도록.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임을 알게 하려고.

1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였다.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법도를 거부하였다 — 사람이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 것인데. 내 안식일들을 심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쏟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을 없애겠다고 하였다.”

안식일 — 에스겔에게 안식일은 단순한 예식 규정이 아니다.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표징이다(출애굽기 31:13).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언약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다. 에스겔서에서 안식일 위반은 여러 번 이스라엘의 핵심 죄악으로 거론된다(20:13, 16, 21, 24; 22:8, 26; 23:38).

14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낸 것을 민족들의 눈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15 그러나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준 땅 —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16 그들이 내 법도를 거부하고 내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17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끼는 눈으로 보아 멸하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다 없애지 않았다.”





두 번째 세대의 반역

18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했다. 너희 조상들의 규례를 따라 행하지 말고 그들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19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다. 내 규례를 따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20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야훼,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21 그러나 자녀들도 내게 반역하였다.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사람이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 것인데.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를 쏟겠다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완전히 쏟겠다고 하였다.

22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손을 거두었다. 그것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고. 민족들의 눈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끌어 낸 것을 보였기 때문에.”





선물이 저주로

23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흩고 여러 나라들에 그들을 뿌리겠다고.

24 그들이 내 법도를 행하지 않고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25 내가 또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규례를 주었다. 살 수 없는 법도를 주었다.

26 장자를 불에 통과시키는 그들의 헌물로 그들을 더럽혔다. 내가 그들을 황폐하게 하여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고.”

“선하지 않은 규례를 주었다” —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가장 해석이 갈리는 본문 중 하나다. 야훼가 악한 규례를 주셨다는 뜻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야훼의 허락, 혹은 선택의 결과로 읽는다. 그들이 야훼의 선한 법도를 거부했을 때, 야훼는 그들이 선택한 나쁜 규례들(주변 민족들의 관습, 자녀 희생 제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셨다는 것이다. 심판의 한 형태 —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됨. 로마서 1장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두셨다”와 같은 신학적 논리다.





포로 중에서도 반역

27 “그러므로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에서도 너희 조상들이 나를 모독하였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는 것으로.

28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내가 주겠다고 내 손을 들어 맹세한 땅으로 갔을 때 높은 언덕들과 무성한 나무들을 보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노엽게 하는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전제를 쏟았다.

29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가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을 ’바마(Bamah — 산당)’라 한다.”





지금 너희에게

30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방식으로 자신을 더럽히느냐?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따라 음행하느냐?

31 너희 헌물을 드리고 너희 아들들을 불에 통과하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너희 모든 우상들로 더럽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32 ’우리가 나무와 돌을 섬기는 민족들처럼 되겠다’고 네 마음에 오른 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출애굽의 약속

33 “주 야훼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강한 손과 편 팔과 쏟아진 분노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34 내가 강한 손과 편 팔과 쏟아진 분노로 너희가 흩어진 민족들과 나라들에서 너희를 이끌어 낼 것이다.

35 내가 너희를 민족들의 광야로 데려가 거기서 얼굴 대 얼굴로 너희와 심판하겠다.

36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심판한 것처럼 너희와 심판하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37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통과시키고 언약의 매임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할 것이다.

38 너희 중에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죄를 범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그들이 거류한 땅에서 내가 그들을 내어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두 번째 출애굽 — 에스겔의 회복 예언은 새 출애굽의 모티프를 사용한다. 이집트에서의 출애굽처럼, 포로에서의 귀환이 있을 것이다. “민족들의 광야”는 디아스포라 상황을 가리키며, 그 가운데서 야훼가 정제하고 가려낼 것이다. 이사야 40장의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와 같은 신학적 흐름이다.





이스라엘 산에서의 예배

40 “주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산, 높은 내 산에서 이스라엘 족속 온 땅이 나를 섬길 것이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받겠고 거기서 너희 봉헌물과 너희 가장 좋은 헌물과 너희 모든 거룩한 것들을 구할 것이다.

41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고 너희가 흩어진 나라들에서 모을 때 너희에게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겠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민족들의 눈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

42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곧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 위해 내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데려올 때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43 거기서 너희는 너희 길과 더럽힌 모든 행동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혐오할 것이다.

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악한 길과 더럽힌 행동대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대할 때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남방 숲에 대한 예언

45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46 “사람아, 네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고 남방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남방의 숲에 대해 야훼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47 남방의 숲에게 말하여라.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네 안에 불을 피우리니 그것이 네 안의 모든 생 나무와 마른 나무를 태울 것이다.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얼굴들이 불에 그을릴 것이다.

48 모든 육체가 나 야훼가 그것을 피웠음을 볼 것이다. 그것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49 그 때 내가 말했다. “아, 주 야훼여. 그들이 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냐’고 합니다.”

에스겔의 탄식 — 예언자 자신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고백이다. “비유로만 말하는 자” —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를 늘어놓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뜻이다. 에스겔이 자신의 청중과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드문 자기 노출이다. 에스겔 33:32에서 야훼도 이것을 확인한다: “그들에게 너는 악기를 잘 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자가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여겨진다.” 말이 예술로 즐겨지지만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다음 장 — 야훼의 칼이 선포된다. 방향을 돌리고, 빛나고, 날카롭게 갈린 칼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노래된다.




에스겔 21장 — 야훼의 칼


칼을 뽑아라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성소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3 이스라엘 땅에 말하여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 칼을 칼집에서 뽑겠다.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겠다.

4 내가 의인과 악인을 다 끊겠으므로 내 칼이 칼집에서 나와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육체에 닿을 것이다.

5 모든 육체가 알 것이다. 나 야훼가 내 칼을 칼집에서 뽑았음을. 다시 꽂히지 않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다 끊겠다” — 14장에서 의인 노아·다니엘·욥도 자기 생명만 구한다고 하셨다. 21장은 더 나아간다. 칼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닥쳐올 때 일어날 일의 현실적 묘사이기도 하다. 전쟁은 의로움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에스겔의 신학이 냉정하다.





예언자의 탄식

6 “사람아, 탄식하여라.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탄식하여라. 그들의 눈 앞에서 씁쓸하게 탄식하여라.

7 그들이 네게 묻기를 ‘어째서 탄식하느냐?’ 하면 말하여라. 소식 때문이라고. 소식이 오고 있다. 모든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늘어지고 모든 영이 쇠하고 모든 무릎이 물이 될 것이다. 보라, 그것이 온다. 이루어진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에스겔의 몸이 메시지다 — 에스겔은 탄식하는 연기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왜 탄식하느냐고 물을 때, 그 질문이 예언의 문을 연다. 에스겔서의 행위 예언은 오늘날의 행위 예술과 비교된다. 몸이 말보다 먼저 증언한다. 에스겔은 침묵으로(3:26), 옆으로 누워서(4:4-8), 면도로(5:1-4), 이리저리 배역을 바꾸며(12:1-16) 메시지를 전달했다.





칼의 노래

8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9 “사람아, 예언하여라.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칼이, 칼이 날카롭게 갈렸다. 또 닦여 빛나는구나.

10 크게 학살하도록 날카롭게 갈렸고 번쩍이도록 닦여졌다. — 우리 아들의 홀을 경멸하느냐? 모든 나무를 경멸하느냐?

11 그것이 손에 잡히도록 내주어졌다. 그 칼이 날카롭게 갈렸고 그것이 죽이는 자의 손에 넘어가도록 닦여졌다.

12 사람아, 소리 질러 울부짖어라. 그것이 내 백성을 쳤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쳤기 때문이다. 칼에 내 백성과 함께 내던져졌다. 그러므로 네 허벅지를 쳐라.

13 이는 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경멸한 홀이 없어지면 어찌 되겠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다.”





칼아, 방향을 돌려라

14 “그러므로 사람아, 예언하고 손뼉을 쳐라. 칼이 두 번, 세 번 닥치게 하여라. 크게 학살하는 칼이다. 그것이 사방을 에워싸는 칼이다.

15 내가 많은 자들이 비틀거려 넘어지도록 그들의 모든 성문에 칼의 공포를 두었다. 아, 번쩍이도록 만들어졌고 죽이도록 갈렸구나.

16 칼아, 오른쪽을 쳐라. 왼쪽을 향하여라. 어디를 향하든 쳐라.

17 나도 내 손바닥을 치겠다. 내 분노를 가라앉히겠다. 나 야훼가 말하였다.”





바빌론 왕이 갈림길에 서다

18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9 “사람아, 바빌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표시하여라. 두 길이 한 나라에서 나오게 하여라. 두 길이 나뉘는 곳에 손가락표를 만들어라. 성읍 어귀를 향하는 표.

20 칼이 올 길을 표시하여라. 암몬(Ammon) 자손의 랍바(Rabbah — 현재 요르단 암만)에 오는 길과 요새로 된 성읍 예루살렘 유다에 오는 길을.

21 바빌론 왕이 갈림길, 두 길 어귀에 섰다. 점을 치기 위해. 화살들을 흔들고 신상들에게 물어보고 간을 살펴본다.

22 오른손에 화살점이 예루살렘을 가리켰다. 공성 기구들을 세우고 입을 벌려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소리를 높이고 성문들에 공성 기구를 세우고 흉벽을 쌓고 포위 시설을 만들라는 결정이 났다.

23 그들에게는 헛된 점괘 같을 것이다 — 그들에게 맹세한 자들에게는. 그러나 그가 죄악을 기억나게 하여 그들이 잡히게 할 것이다.”

점술 —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은 군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술을 사용했다. 여기 세 가지가 등장한다: 화살점(벨로만시 — 화살에 방향을 표시하고 던져 결정), 신상 조각상에 묻기(드라빔 점), 간점(하파토스코피 — 희생 제물의 간을 보고 미래를 읽는 것). 이 모든 점술이 야훼의 뜻과 관계없이 작동한다고 보이지만, 에스겔은 그 결과가 야훼의 심판 도구가 된다고 선언한다.





불경한 유다 방백에게

24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죄악이 기억나게 되고 너희 허물이 드러나고 너희 행동들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난 때에 — 너희가 기억되었기 때문에 — 그 손으로 잡힐 것이다.

25 오, 이스라엘의 불경하고 사악한 방백이여, 그 날이 오고 있다. 죄악의 마지막 시간에.

26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관을 없애버리고 왕관을 벗겨라. 이것이 그대로 있지 않을 것이다.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낮추겠다.

27 폐허, 폐허, 폐허로 만들겠다. 이것도 없어질 것이다.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 그에게 내가 주겠다.”

“낮은 것을 높이고 높은 것을 낮추겠다” — 17장의 백향목 비유의 마지막 말과 같다. 이 전복(顚覆)은 에스겔의 일관된 주제다. 기존의 권력 구조는 심판과 함께 뒤집힌다. “권리를 가진 자가 올 때까지”는 메시아적 해석의 씨앗이다. 창세기 49:10 “실로가 올 때까지”와 연결시키는 해석 전통이 있다.





암몬에게도 칼

28 “사람아, 예언하여라. 주 야훼가 암몬 자손들과 그들의 치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말하여라. 칼이, 칼이 뽑혔다. 죽이도록 닦여졌고 번쩍이게 되었다 — 삼키기 위해.

29 너희에게 거짓 묵시를 보이고 너희에 대한 거짓 점을 치는 동안 그것은 죽임 당한 악인들의 목위에, 그들의 날이 마지막 시간에 이른 자들의 목 위에 놓이게 된다.

30 칼을 칼집에 꽂아라 — 네가 만들어진 곳에서, 네가 창조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31 내 분노를 네게 쏟겠다. 내 맹렬한 분노의 불을 네게 내뿜겠다. 너를 잔인한 자들 — 파괴를 잘하는 장인들 — 의 손에 넘기겠다.

32 너는 불에 땔감이 될 것이다. 네 피가 네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는 기억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야훼가 말하였다.”

다음 장 —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죄목들이 하나씩 나열된다. 피를 흘림, 우상 숭배, 부모 경홀, 약자 착취, 이자 착취, 성적 범죄 — 빠짐없이 고발된다.




에스겔 22장 — 피 흘리는 성읍


예루살렘의 죄목들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네가 심판하겠느냐? 피 흘리는 성읍을 심판하겠느냐? 그 모든 가증한 것들을 그것에게 알게 하여라.

3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자기 때가 가까워지도록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우상들을 만들어 자신을 더럽히는 성읍이여,

4 네가 흘린 피로 인하여 네가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들로 인하여 네가 더럽혀졌다. 네 날들이 가까워졌고 네 연한의 끝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민족들에게 치욕거리로 삼겠고 모든 나라들에게 조롱거리로 삼겠다.

5 너에게 가깝거나 멀거나 네 이름이 더럽혀진 자여 —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너에게 큰 혼란이 가득하다.”





죄목 목록

6 “보라, 이스라엘 방백들이 각각 자기 권한으로 피를 흘리기 위해 네 안에 있었다.

7 그들이 네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홀히 여겼다. 네 안에서 나그네를 억압하였다. 네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였다.

8 너는 내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다.

9 피를 흘리려고 헐뜯는 자들이 네 안에 있었다. 네 안에서 산 위의 제물을 먹었다. 네 가운데서 음란을 행하였다.

10 네 안에서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 네 안에서 부정한 여인을 강간하였다.

11 한 사람은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것을 행하였고 다른 사람은 며느리를 음란하게 더럽혔고 또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딸, 자기 자매를 욕보였다.

12 네 안에서 피를 흘리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 이자와 이익을 취하고 네 이웃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었다. 나를 잊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죄목의 구조 — 이 목록은 레위기 18-19장과 신명기의 법적 규정들을 반향한다. 종교적 죄(우상, 안식일)와 사회적 죄(나그네 억압, 뇌물, 이자)가 함께 나열된다. 에스겔에게 이 두 범주는 분리되지 않는다. 야훼를 잊는 것과 약자를 착취하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목록의 마지막이 “나를 잊었다”로 끝나는 것은 의도적이다. 모든 죄의 근원이 야훼 망각이다.





사방으로 흩으시겠다

13 “보라, 내가 네가 이익을 얻은 것과 네 가운데서 흘린 피 때문에 내 손뼉을 쳤다.

14 내가 너를 다루는 날들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강하겠느냐? 나 야훼가 말하였고 행하겠다.

15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흩겠다. 나라들 가운데 너를 뿌리겠다. 네 더러움을 네게서 없애겠다.

16 내가 민족들의 눈 앞에서 네 안에서 더럽혀지겠다. 그제야 너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쓸모없는 찌꺼기

17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8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그들이 다 용광로 안의 구리와 주석과 철과 납 찌꺼기다. 은의 찌꺼기가 되었다.

19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모두가 찌꺼기가 되었으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을 것이다.

20 은과 구리와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안에 모아 그것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는 것처럼 내가 내 분노와 진노로 너희를 모아 그 안에 두고 녹이겠다.

21 내가 너희를 모아 내 분노의 불을 너희 위에 내뿜겠다. 너희가 그 안에서 녹을 것이다.

22 은이 용광로 안에서 녹는 것처럼 너희가 그 안에서 녹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았음을 알 것이다.”

용광로의 비유 — 이사야 48:10은 “내가 너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연단했다”고 하여 희망의 용광로를 말한다. 에스겔의 용광로는 다르다. 은을 정련하는 것이 아니라,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것이다. 같은 이미지가 정반대 방향으로 쓰인다. 에스겔의 청중에게 이 용광로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다.





모든 계층의 죄

23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4 “사람아, 그것에게 말하여라. 너는 깨끗함을 받지 못한 땅이다. 분노의 날에 비를 받지 못했다.

25 그 안에 있는 선지자들의 공모가 먹잇감을 찢는 울부짖는 사자 같다. 영혼들을 삼키고 보물과 귀한 것들을 취하고 그 가운데서 많은 과부들을 만들었다.

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 내 안식일들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나는 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했다.

27 그 안에 있는 방백들은 먹잇감을 찢는 이리 같다. 이익을 얻기 위해 피를 흘리고 영혼들을 파괴한다.

28 그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회칠을 하여 허탄한 것을 보고 거짓 점을 쳤다.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지만 야훼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29 그 땅 백성들이 억압하고 강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그네를 압박하였다.

30 내가 그 땅을 위해 무너진 곳을 막고 나의 목전에서 성 앞에 설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31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였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았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성 앞에 설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 중보자, 중간에 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야훼와 대화했다(창세기 18장).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야훼 앞에 섰다(출애굽기 32장). 예레미야는 강한 대적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보는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언자, 제사장, 방백, 백성 — 모든 계층이 부패했다. 중보할 자격을 가진 자도, 중보하려는 자도 없었다. 그 공백이 심판을 불러들인다.

다음 장 — 오홀라(사마리아)와 오홀리바(예루살렘), 두 자매의 이야기. 16장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충격적인 알레고리다.




에스겔 23장 —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두 여자가 있었다. 한 어머니의 딸들이었다.

3 그들이 이집트에서 음행하였다. 어릴 때 음행하였다. 거기서 그들의 젖가슴이 만져지고 거기서 그들의 처녀의 젖꼭지가 주물러졌다.

4 언니의 이름은 오홀라(Oholah)이고 동생의 이름은 오홀리바(Oholibah)이다. 그들이 내 것이 되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오홀라는 사마리아(Samaria)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Jerusalem)이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 “오홀라(אָהֳלָה)”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이다. “오홀리바(אָהֳלִיבָ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라는 뜻이다. 오홀리바(예루살렘)가 오홀라(사마리아)보다 이름의 의미상 더 친밀하다. 야훼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다. 두 여자가 이집트에서부터 음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출애굽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에스겔 20장의 진단과 같다. 16장이 예루살렘 단독을 다루었다면, 23장은 두 왕국의 역사 전체를 함께 다룬다.





오홀라의 음행

5 “오홀라가 내 것이 되었을 때 음행하였다.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인 자기 이웃 앗수르 자손들을 욕망하였다.

6 청색 옷을 입은 자들 — 총독들과 방백들이었다. 잘생긴 젊은 남자들, 말 타는 자들이었다.

7 그녀가 앗수르의 모든 선택받은 자들과 함께 음행하여 더럽혀졌다. 그녀가 욕망하는 모든 자들의 우상들로 더럽혀졌다.

8 이집트에서 행하던 음행도 버리지 않았다. 어릴 때 그들이 그녀와 함께 자고 처녀의 젖꼭지를 주물렀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녀에게 음행을 쏟아 부었다.

9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가 사랑하는 자들 — 앗수르 자손들 — 의 손에 넘겨주었다.

10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그녀의 아들들과 딸들을 빼앗고 칼로 그녀를 죽였다. 그녀가 여자들 가운데 이름난 자가 되었다. 그녀에게 심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오홀라의 운명 — 사마리아(북이스라엘 왕국)는 기원전 722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했다(열왕기하 17장). 에스겔은 이것을 그녀가 욕망하던 자에게 배신당한 결과로 해석한다. 앗수르와의 정치 동맹을 구하며 조공을 바쳤지만, 앗수르는 결국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주민을 강제 이주시켰다.





오홀리바의 더 큰 음행

11 “그녀의 동생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보다 더 부패한 욕망에 빠졌다. 언니의 음행보다 그녀의 음행이 더 심하였다.

12 그녀가 자기 이웃 앗수르 자손들을 욕망하였다. 총독들과 방백들 — 화려하게 차려입은 자들이었다. 말 타는 자들 — 잘생긴 젊은 남자들이었다.

13 내가 그녀가 더럽혀진 것을 보았다. 둘이 같은 길을 걸었다.

14 그녀가 음행을 더 심하게 하였다. 그녀가 벽에 새긴 사람들의 형상을 보았다. 붉은 색으로 그린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이었다.

15 허리에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늘어뜨린 두건을 쓴 모습이었다. 다 귀인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모습은 바빌로니아 자손들이었다 — 갈대아가 그들의 고향 땅이었다.

16 그녀가 눈으로 그들을 보자 욕망이 생겼다. 갈대아 그들에게 사신을 보냈다.

17 바빌로니아 자손들이 그녀에게 와서 사랑의 침실에서 그녀를 더럽혔다. 그녀가 그들로 더럽혀진 후 그들에게서 떠났다.

18 이렇게 그녀가 자기 음행을 드러내고 자기 벌거벗음을 드러내었다. 내 마음이 그녀의 언니에게서 떠난 것처럼 그녀에게서도 떠났다.”

“벽에 새긴 사람들의 형상” — 바빌로니아의 예술품을 가리킨다. 오홀리바(예루살렘)가 바빌로니아 벽화를 보고 욕망을 품었다는 묘사는, 유다 왕들이 바빌로니아 문화와 외교에 유혹된 것을 표현한다. 에스겔서는 기원전 603년경 여호야김이 바빌론과 조약을 맺은 후 이집트로 기울기 시작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다.





첫 남자들에게로 돌아가다

19 “그러나 그녀가 더 음행을 많이 하였다. 이집트 땅에서 젊었을 때의 날들을 기억하였다.

20 그녀가 이집트의 정부들을 욕망하였다. 그들의 살이 나귀의 살과 같고 그들의 유출이 말의 유출 같은 자들이었다.

21 이렇게 너는 이집트에서 젊었을 때의 음란함을 그리워하였다. 어릴 때 이집트인들이 네 젖꼭지를 만졌기 때문이다.”

이 구절의 노골성 — 에스겔 23장은 성경에서 가장 노골적인 본문 중 하나다. 에스겔서의 히브리어 원문은 성적 묘사를 완곡하게 처리하지 않는다. 랍비 문학에서 에스겔 23장은 에스겔 16장과 함께 청소년에게 낭독을 제한한 본문이다(탈무드 하기가 Hagigah 13a). 에스겔이 이렇게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청중을 흔들기 위해서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무감각을 깨뜨리려면 충격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같은 전략이 현대 예언 문학과 사회 비평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오홀리바의 심판

22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네 사랑하는 자들을 너를 향하여 일으키겠다. 네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어도. 그들을 사방에서 너를 향하여 이끌어 오겠다.

23 바빌로니아 자손들과 모든 갈대아 자손들 브곳(Pekod)과 수아(Shoa)와 고아(Koa)와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앗수르 자손들 — 바람직한 젊은 남자들, 총독들과 방백들 다 귀인들과 유명한 자들 — 말 타는 자들이다.

24 그들이 수레와 바퀴들과 큰 무리의 백성과 함께 북쪽에서 너를 향해 오겠다. 방패와 큰 방패와 투구를 무장하고 사방에서 너를 향하겠다. 내가 심판을 그들에게 내 앞에 맡겠다. 그들이 그들의 심판대로 너를 심판하게 하겠다.

25 내가 너를 향하여 내 질투를 놓겠다. 그들이 네게 분노로 행하겠다. 그들이 네 코와 귀를 베겠다. 남은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겠다. 그들이 네 아들들과 딸들을 빼앗겠다. 남은 자들은 불에 삼켜질 것이다.

26 그들이 네 옷을 벗기고 네 아름다운 물건들을 가져갈 것이다.

27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네게 익숙한 네 음란함과 음행을 끝내겠다. 네가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술잔의 심판

31 “너는 네 언니의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잔을 네 손에 주겠다.”

32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네 언니의 깊고 큰 잔을 마실 것이다. 너는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33 너는 슬픔과 고통의 잔으로 가득찰 것이다. 황폐와 파멸의 잔이다. 네 언니 사마리아의 잔.

34 너는 그것을 마시고 다 비우겠다. 그 파편들을 씹겠다. 네 젖가슴을 뜯겠다. 내가 이것을 말하였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언니의 잔” — 사마리아가 마신 심판의 잔을 예루살렘도 마셔야 한다. 같은 역사의 반복이다. 예레미야 25장도 민족들이 야훼의 분노의 잔을 차례로 마신다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7-18장의 음녀와 포도주 잔 이미지가 이 전통을 이어받는다.





두 자매를 동시에 심판하다

35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를 잊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네 등 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너도 네 음란함과 음행의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

36 야훼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겠느냐?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그들에게 알게 하여라.

37 그들이 간음하였고 피 묻은 손들이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 우상들과 간음하였고 내게 낳은 자녀들을 불에 통과하게 하여 그것들에게 먹게 하였다.

38 이것으로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다. 그들이 같은 날에 내 성소를 더럽혔고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다.

39 그들이 자기 우상들을 위해 자녀들을 잡고 같은 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 더럽혔다. 보라, 그들이 내 집 안에서 이렇게 행하였다.

40 또 그들이 사신을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사자를 보내었다. 보라, 그들이 왔다. 네가 그들을 위해 목욕하고 눈을 화장하고 패물로 단장하고

41 아름다운 침상에 앉아서 그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내 기름을 그 위에 두었다.

42 그 안에서 즐거이 노는 무리의 소리가 있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음주하는 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손들에 팔찌를 끼우고 머리에 아름다운 왕관을 씌웠다.”





간음한 여인의 심판

45 “의로운 자들이 그들을 심판하겠다. 간음하는 여인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피 흘리는 여인들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간음하는 여인들이고 피가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46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무리를 그들에게로 이끌고 올라와서 그들을 공포와 탈취에 내어 주어라.

47 무리가 돌로 그들을 치고 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들을 불사를 것이다.

48 이렇게 내가 음란함을 이 땅에서 끝내겠다. 모든 여자들이 경고를 받아 너희처럼 음란하게 행하지 않을 것이다.

49 그들이 너희 음란함을 너희에게 갚겠다. 너희가 우상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야훼임을 알 것이다.”

23장이 끝나는 방식 — 가장 긴 심판 선언 후에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로 닫힌다. 에스겔서의 반복되는 결론구다. 심판은 야훼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온다. 야훼를 알았더라면 이 심판은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다른 것들을 알고 싶어했다 — 이집트의 힘, 앗수르의 군대, 바빌로니아의 영광. 그 것들이 그들을 파멸시켰다.

다음 장 — 끓는 가마의 비유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 야훼는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알리고 애도하지 말라고 명한다.




에스겔 24장 — 끓는 가마와 에스겔의 아내


포위의 날

1 제구 년 열째 달 십일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라. 바로 이 날. 바빌론 왕이 바로 이 날에 예루살렘에 진을 쳤다.

3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로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솥을 올려라. 올려놓아라. 물을 부어라.

4 그 안에 고기 조각들을 집어넣어라. 넓적다리와 어깨 — 좋은 뼈들로 가득 채워라.

5 좋은 양들을 취하여라. 뼈를 그 아래 쌓아 태워라. 끓기 시작하게 하여라. 그 안에서 뼈들이 충분히 삶아지도록.”

“바로 이 날을 기록하여라” — 에스겔 24:1의 날짜, 기원전 588년 1월 15일은 열왕기하 25:1이 기록한 바빌로니아의 예루살렘 포위 시작 날짜와 일치한다. 에스겔은 바빌로니아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볼 수 없었다. 이 날짜 일치는 에스겔서 연구자들이 주목하는 지점이다. 예언자는 먼 곳에서 그 날을 알았다. 예레미야 1장의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었다면, 에스겔 24장의 끓는 가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불타오른다. 두 예언자가 같은 이미지를 공유한다.





솥의 녹

6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피 흘리는 성읍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녹이 그 안에 있는 솥에게 — 그 녹이 없어지지 않는 솥에게. 조각조각 꺼내어라. 제비를 뽑지 마라.

7 그 안에서 흘린 피가 그 가운데 있다. 그것을 바위 위에 두었다. 땅에 쏟아서 흙이 그것을 덮지 않게 하였다.

8 내가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하려고 그 피를 바위 위에 두었다. 덮이지 않게 하였다.”

“바위 위의 피” — 레위기 17:13은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도록 규정한다. 땅이 핏값을 흡수해야 한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피는 덮이지 않았다. 드러난 피는 복수를 요구한다. 창세기 4:10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었듯이, 예루살렘의 피는 덮이지 않고 야훼를 향해 소리친다.

9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피 흘리는 성읍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도 장작을 크게 쌓겠다.

10 장작을 많이 쌓아라. 불을 피워라. 고기를 다 익히고 국물이 졸아들게 하고 뼈를 태워라.

11 그리고 그 솥을 숯불 위에 빈 솥으로 올려놓아라. 달궈져서 그 안의 구리가 달아오르고 그 더러움이 그 안에서 녹고 그 녹이 소멸되도록.

12 그러나 수고해도 헛되다. 그 많은 녹은 불로도 없어지지 않는다.

13 네 더러움은 음란이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하려 했으나 네가 정결해지지 않았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서 가라앉힐 때까지 너는 다시는 정결해지지 않을 것이다.

14 나 야훼가 말하였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뒤로 물리지 않겠다. 네 행동들과 네 행위들대로 너를 심판하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

15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6 “사람아, 보라. 내가 한 번의 타격으로 네 눈에 기쁨인 자를 빼앗겠다. 그러나 너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눈물을 흘리지 마라.

17 속으로 탄식하여라. 죽은 자를 위한 애도는 하지 마라. 수건을 쓰고 신발을 신어라. 수염을 가리지 말고 애도자의 빵을 먹지 마라.”

18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다.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 날 아침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하였다.

19 백성이 내게 물었다. “당신이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고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20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1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내 성소를 더럽히겠다. 너희 세력의 자랑거리, 너희 눈의 기쁨, 너희 영혼이 아끼는 것을. 너희가 남겨 두고 온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22 너희는 내가 행한 대로 하게 될 것이다. 수염을 가리지 않고 애도자의 빵을 먹지 않을 것이다.

23 수건이 너희 머리에 있을 것이고 신발이 너희 발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죄악으로 인해 속으로 한숨짓고 서로를 향해 탄식할 것이다.

24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가 행할 것이다. 그것이 올 때 너희는 내가 주 야훼임을 알 것이다.”

에스겔 아내의 죽음 —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읽히는 대목이다. 야훼가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을 것을 미리 알리고, 애도하지 말라고 명한다. 에스겔은 순종한다. 저녁에 아내가 죽었고, 다음 날 아침 그는 명령받은 대로 행했다. 아내를 잃은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예언자로서 계속 행위 예언을 수행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루살렘 함락이 왔을 때, 유다 백성은 울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쇼크와 공포 속에서 그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에스겔은 그것을 미리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다. 예언자의 삶이 곧 메시지다.

에스겔과 아내 — 에스겔서는 에스겔에 대한 개인 정보를 거의 주지 않는다. 아내에 대한 이 구절이 예언자의 사생활에 대한 유일한 실질적 정보다. “눈에 기쁨인 자(מַחְמַד עֵינֶיךָ)” —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깊은 애정을 나타낸다. 에스겔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예언자의 소명 앞에서 침묵했다.





예루살렘 소식이 올 날

25 “사람아, 내가 그들의 요새, 그들의 기쁨과 영광, 그들 눈의 기쁨, 그들 영혼이 바라는 것을,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빼앗는 날

26 그 날에 도망자가 네게 와서 네 귀에 알릴 것이다.

27 그 날에 네 입이 도망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할 것이다. 다시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네 입이 열릴 것이다” — 에스겔 3:26-27에서 야훼는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그가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다. 에스겔은 특정 상황에서만 말할 수 있는 제약을 받았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면 그 제약이 풀린다. 33:22가 이것을 확인한다: “도망자가 오던 그 저녁,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열어주셨다.” 예루살렘의 함락이 에스겔의 새 사역의 문을 연다 — 심판의 예언자에서 회복의 예언자로.

에스겔 24장은 에스겔서의 전환점이다. 1-24장은 심판을 선포하고, 25-48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을 담는다. 끓는 가마가 끓고, 아내가 죽고, 도망자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골짜기가 기다린다.




에스겔 25장 — 일곱 이방의 첫 심판


암몬에게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너는 얼굴을 암몬(Ammon) 자손에게로 향하고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3 암몬 자손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네가 내 성소가 더럽혀질 때에 ‘아하!’ 하고 비웃었다. 이스라엘(Israel)의 땅이 황폐해질 때에 ‘아하!’ 했다. 유다(Judah) 족속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아하!’ 했다.

4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네 안에 진영을 치고 네 안에 거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네 열매를 먹고 네 젖을 마실 것이다.

5 내가 랍바(Rabbah — 현재 요르단의 수도 암만)를 낙타 우리로 만들고 암몬 자손의 땅을 양의 눕는 곳으로 만들겠다. 그제야 너희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 요르단강 동편에 있던 민족이다. 수도 랍바는 오늘의 암만(Amman)이 되었다. 이름까지 이어진다. 암몬은 예루살렘 함락 때 기뻐하며 가담한 민족으로 묘사되며(예레미야 40:14),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암몬을 공격한 기록이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남아 있다.

6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네가 손을 치고 발을 구르고 이스라엘의 땅을 향해 마음을 다해 기뻐하였으므로

7 보라, 내가 손을 들어 너를 쳐서 네가 민족들 가운데 노략을 당하게 하고 백성들 가운데 끊어지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에서 멸하겠다. 그제야 너희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압에게

8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모압(Moab)과 세일(Seir)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이 여러 민족들과 같다’ 하였다.

“여러 민족들과 같다” — 유다가 신에게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 아니라 그저 여느 나라들과 다를 바 없다는 비웃음이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그 신(야훼)의 패배로 읽은 것이다.

9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어깨 — 그 경계의 성읍들, 영화로운 땅을 열겠다. 벳여시못(Beth-Jeshimoth)과 바알므온(Baal-Meon)과 기랴다임(Kiriathaim)을.

10 암몬 자손과 함께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암몬 자손이 민족들 가운데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11 내가 모압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돔에게

12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에돔(Edom)이 유다 족속에게 원수를 갚되 극심한 원수 갚음으로 갚았고 그리하여 죄를 지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다. 에서의 후손.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은 방관하거나 오히려 편승했다. 오바댜서 전체가 에돔을 향한 심판이고, 시편 137:7은 “에돔 자손들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터까지 헐어버려라’ 하던 것을 야훼여 기억하소서”라고 울부짖는다.

13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에돔을 향해 손을 펴서 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겠다. 내가 데만(Teman)에서부터 드단(Dedan)까지 황폐하게 하겠다. 칼로 엎을 것이다.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에돔에 복수하겠다. 그들이 내 분노와 내 격노를 따라 에돔에게 행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내 복수를 알게 될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블레셋에게

15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블레셋(Philistia)이 마음을 다해 경멸하며 복수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원한으로 파멸시키려 했다.

16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블레셋을 향해 손을 펴서 그레딤(Cherethim)을 끊고 해변에 남은 자들을 멸하겠다.

17 내가 분노의 책망으로 그들에게 큰 복수를 행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수를 행할 때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 일곱 신탁의 첫 묶음이다. 에스겔 25-32장은 암몬·모압·에돔·블레셋·두로·시돈·이집트로 이어지는 이방 심판 신탁의 연속이다. 이 패턴은 이사야 13-23장, 예레미야 46-51장, 아모스 1-2장에도 공통으로 나타난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주변을 포위한 열강들도 같은 야훼의 역사 안에 있음을 선언했다. 심판의 보편성이다.

다음 장 — 두로 신탁이 시작된다. 지중해의 패권 도시 두로를 향한 길고 치밀한 심판 선언이다.




에스겔 26장 — 두로 신탁 1 — 파도가 삼킬 성


두로의 기쁨

1 제11년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두로(Tyre · ㉸ 티로)가 예루살렘(Jerusalem)을 두고 말하기를 ‘아하, 만민의 성문이 파괴되었다. 이제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가 황폐해졌으니 내가 채워지겠다’ 하였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 오늘날 레바논 남부 해안에 해당한다. 지중해 동부 무역의 중심지였다. 육지의 예루살렘 — 내륙 교역로의 핵심 — 이 무너지면 그 무역이 자신에게로 쏠릴 것이라는 계산이 이 한마디에 들어 있다.

3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파도를 밀어 올리듯 여러 민족들을 네게 올라오게 할 것이다.

4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허물고 그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그 흙먼지를 쓸어버려 두로를 맨 바위로 만들겠다.

5 두로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두로는 민족들의 노략이 될 것이다.

6 들에 있는 두로의 딸들이 칼에 죽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의 공격

7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북방에서 왕들 중의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네부카드네자르), 바빌로니아의 왕을 두로를 향해 오게 하겠다.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으로.

8 그가 들에 있는 네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네게 대항하여 방어벽을 쌓고 방어 망대를 세우고 방패를 네게 맞서 들어올릴 것이다.

9 그가 공성 기구로 네 성벽을 치고 그 연장으로 네 망대들을 찍어 무너뜨릴 것이다.

10 그 말들이 많아서 먼지가 너를 덮을 것이다. 기병대와 수레와 병거의 소리에 무너진 성벽을 통해 성에 들어갈 때 네 성벽이 흔들릴 것이다.

11 그 말들의 발굽이 네 모든 거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가 네 백성을 칼로 죽이고 네 견고한 기둥들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12 그들이 네 재물을 약탈하고 네 상품을 빼앗을 것이다. 그들이 네 성벽을 헐고 아름다운 집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네 돌들과 목재와 흙먼지를 바다에 던질 것이다.

13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네 수금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14 내가 너를 맨 바위로 만들겠다. 그물 치는 곳이 되겠다. 다시는 건설되지 않을 것이다. 나 야훼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85-573년 동안 13년간 두로를 포위했다. 그러나 두로의 섬 부분은 함락되지 않았다. 완전한 함락은 기원전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육지에서 섬까지 제방을 쌓아 연결한 뒤 이루어졌다. 두로의 돌과 목재를 바다에 던져 제방을 만들었다는 에스겔의 묘사는 알렉산드로스의 공성 방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에스겔의 신탁이 두 단계 — 느부갓네살과 알렉산드로스 — 로 이루어진 역사를 한 시선으로 꿰뚫었다는 해석이 있다.





바다가 두로를 위해 울다

15 주 야훼가 두로에게 이같이 말한다. 네가 쓰러지는 소리에, 부상자가 신음하는 소리에, 네 안에서 학살이 일어날 때에 해변 섬들이 떨지 않겠느냐?

16 그러면 바다의 모든 군주들이 왕좌에서 내려와 겉옷을 벗고 수 놓은 옷을 벗겠다. 그들이 떨며 땅에 앉아 매 순간 두려움에 휩싸이고 너를 위해 놀라워할 것이다.

17 그들이 너를 위해 비가를 지어 말할 것이다.

“어찌하여 그 이름난 성이 멸망했는가. 바다에서 강성하던 도시. 그와 그 주민들이 바다에 자신의 공포를 두었고 바다 위의 모든 자들을 두렵게 했던 도시가.”

18 이제 해변 섬들이 네 멸망의 날에 떨 것이다. 바다의 섬들도 네 최후로 인해 무너질 것이다.

19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를 황폐한 성읍들처럼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만들고 깊은 물이 네 위로 올라오게 하여 큰 물들이 너를 덮게 할 것이다.

20 내가 너를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옛 시대의 백성들에게 내려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땅 아래 깊은 곳에 살게 하겠다. 황폐한 곳들과 함께,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너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세울 때에.

21 내가 너를 공포로 만들겠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 찾아도 영원히 다시는 찾아지지 않을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의 ’수르(Sour)’라는 도시로 남아 있다. 섬이 아닌 반도로 변형된 채로. 알렉산드로스가 쌓은 제방이 오늘의 반도를 만들었다. 완전한 소멸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언과 역사의 간극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

다음 장 — 두로의 상선 비가. 에스겔이 두로를 거대한 배에 비유하며, 지중해 교역 세계의 사치와 몰락을 노래한다.




에스겔 27장 — 두로의 배 — 상선의 비가


바다 한가운데의 배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두로를 위해 비가를 지어라.

3 두로에게 말하여라. 바다의 입구에 자리 잡고 많은 섬들의 백성과 장사하는 자여,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두로야, 네가 말했다. ‘나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전하다.’

4 네 지경이 바다 한가운데 있고 너를 세운 자들이 네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했다.

5 그들이 스닐(Senir — 헤르몬산의 아모리식 이름)의 잣나무로 네 모든 판자를 만들었다. 레바논(Lebanon)의 백향목을 가져다 네 돛대를 삼았다.

6 바산(Bashan)의 상수리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다. 상아로 입힌 깃딤(Kittim — 키프로스 섬) 소나무로 네 갑판을 만들었다.

7 이집트(Egypt)의 수 놓은 세마포가 네 돛이 되어 깃발이 되었다. 에리사(Elishah — 알라시야, 키프로스)의 청색·자색 천이 네 차양이 되었다.

8 시돈(Sidon)과 아르왓(Arvad — 지중해 연안 북쪽 섬) 사람들이 네 사공이었다. 두로야, 네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네 선원이었다.

9 그발(Gebal — 비블로스, 현재 레바논의 주바일) 장로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네 안에서 선체를 수리하는 자들이었다. 바다의 모든 배들과 그 선원들이 네 안에 있어 네 상품을 흥정했다.





모든 민족이 두로에 오다

10 바사(Persia · ㉸ 페르시아)와 룻(Lud)과 붓(Put)의 사람들이 네 군대 안에 있어 전사들이 되었다. 그들이 방패와 투구를 네 안에 달아 네 영광을 드러냈다.

11 아르왓 사람들이 그 군대와 함께 네 성벽 위 사방을 지켰다. 감마딤(Gammadim)도 네 망대에 있었다. 그들의 방패가 사방 네 성벽에 걸려 네 아름다움을 완전케 했다.

12 다시스(Tarshish — 스페인 남부 또는 사르데냐 추정)가 은·철·주석·납으로 네 상품을 거래했다.

13 야완(Javan — 그리스)과 두발(Tubal)과 메섹(Meshech)이 사람과 청동 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거래했다.

14 도갈마(Beth-Togarmah — 아나톨리아 동부) 족속이 말과 군마와 노새로 네 시장을 거래했다.

15 드단(Dedan) 사람들이 네 상고가 되었다. 많은 섬들이 네 손의 상품이었다. 상아와 흑단을 선물로 가져왔다.

16 아람(Aram — 다마스쿠스 지역 시리아)이 네 산물의 많음으로 인해 네 상고가 되었다. 홍옥·자색 천·수 놓은 물건·세마포·산호·홍마노를 가져왔다.

17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네 상고가 되었다. 민닛(Minnith)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으로 네 시장을 거래했다.

18 다마스쿠스(Damascus)가 네 산물의 많음과 온갖 부요함으로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로 네 상고가 되었다.

19 단(Dan)과 야완(Javan)이 우잘(Uzal)에서 오면서 쇠와 계피와 창포로 네 상품을 거래했다.

20 드단이 올라탈 안장 천으로 네 상고가 되었다.

21 아라비아(Arabia)와 게달(Kedar)의 모든 군주들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로 네 상고가 되었다.

22 스바(Sheba)와 라아마(Raamah)의 상인들이 온갖 좋은 향료와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네 시장을 거래했다.

23 하란(Haran)과 간네(Canneh)와 에덴(Eden), 스바의 상인들과 앗수르(Assyria · ㉸ 아시리아)와 길맛(Chilmad)이

24 온갖 값진 물건 — 청색 옷과 수 놓은 물건과 여러 색깔의 겉옷과 튼튼하게 꼰 밧줄로 만든 상자로 네 시장에서 거래했다.

25 다시스의 배들이 네 상품을 실어 날랐다. 네가 바다 한가운데서 채워지고 매우 영화로웠다.





파선의 비가

26 네 사공들이 너를 큰 물로 저어 나갔다.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수었다.

27 네 재물과 상품과 무역품과 네 선원들과 사공들, 네 파손을 수리하는 자들과 교역품을 흥정하는 자들, 네 전사들 — 네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네 모든 무리가 네가 파선하는 날에 바다 한가운데 빠져들 것이다.

동풍 — 이스라엘에서 동풍(קָדִים, 카딤)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다. 바다 위에서는 치명적이다. 에스겔은 지중해 서쪽의 무역 제국을 동쪽 내륙의 바람이 파괴한다고 말한다. 바빌로니아는 동쪽에서 온다.

28 네 사공들의 외치는 소리에 해변들이 흔들릴 것이다.

29 노 잡는 자들 — 모든 선원들과 바다의 사공들이 배에서 내려 땅 위에 설 것이다.

30 그들이 너를 위해 소리를 높이고 쓰라리게 울부짖을 것이다. 그들이 머리에 티끌을 끼얹고 재 속에 뒹굴 것이다.

31 그들이 너를 위해 머리카락을 밀고 굵은 베로 두르겠다. 그들이 마음의 쓴 슬픔으로 너를 위해 울고 슬피 통곡할 것이다.

32 그들이 슬피 울며 너를 위해 비가를 지어 말할 것이다.

“두로와 같은 자가 어디 있었는가.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잠잠하던 자가.”

33 네 상품들이 바다로 나갔을 때 너는 많은 백성들을 만족시켰다. 네 막대한 재물과 상품으로 땅의 열왕들을 부유하게 했다.

34 이제 네가 바다에 의해 부서진 날에, 깊은 물 속에 빠진 날에, 네 상품과 네 모든 무리가 네 안에서 무너지겠다.

35 섬들의 모든 주민들이 너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라겠다. 그들의 왕들이 두려움에 전율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질 것이다.

36 민족들 가운데 상인들이 너를 보고 쉬익 소리를 낼 것이다. 공포가 되었다, 너는. 영원히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27장은 고대 세계의 무역망을 담은 가장 포괄적인 문헌 중 하나다. 다시스(스페인 남부)에서 아라비아까지, 그리스에서 페르시아까지 — 청동기 말기·철기 초기 지중해와 근동 교역 세계의 지명들이 한 장에 집약되어 있다. 에스겔이 이 목록을 모두 알았다는 것 자체가 두로의 교역 네트워크가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증명한다.

다음 장 — 두로의 왕을 향한 신탁. “에덴 동산에 있던 그룹”이라는 신화적 언어가 등장하며, 후대 신학의 사탄 개념이 이 본문과 연결된다.




에스겔 28장 — 두로의 왕 — 에덴에서 추락한 그룹


두로 왕의 교만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나는 신이다. 나는 신들의 자리,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다’ 하였다. 그러나 너는 신이 아니다. 네가 신의 마음인 것처럼 자신을 여긴다 해도 너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3 보라, 너는 다니엘(Daniel)보다 지혜롭다고 하는가. 어떤 비밀도 네게 숨겨진 것이 없는가.

4 네 지혜와 명철함으로 재물을 얻었다. 금과 은을 네 창고에 쌓았다.

5 네 상업의 큰 지혜로 재물을 더 늘렸다. 네 마음이 재물 때문에 교만해졌다.

6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네가 신의 마음인 것처럼 자신을 여겼으니

7 보라, 내가 외인들 — 민족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자들 — 을 네게 오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움을 치고 네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8 그들이 너를 구덩이로 던지겠다.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한 자들의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9 그들이 너를 칠 때에 네가 과연 ‘나는 신이다’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손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다.

10 너는 외인의 손에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두로의 통치자 — 이 신탁이 기록될 당시(기원전 590년대) 두로의 왕은 에트바알 3세(Ithobaal III)로 추정된다. 섬 도시의 왕으로서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두로의 지리적 위치와 맞아 떨어진다.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는 3절의 다니엘이 에스겔 14:14과 20절에도 등장하는, 노아·욥과 함께 언급되는 고대 현인 ’단엘(Danel)’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다. 우가릿 문서에서 발견된 전설적 현인의 이름이다.





에덴 동산의 그룹

1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2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비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완전함의 인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했다.

13 너는 하나님의 에덴(Eden) 동산에 있었다. 온갖 보석이 네 덮개였다. 홍보석·황옥·금강석·황수정·마노·벽옥, 남보석·홍옥·취옥과 금. 네가 지음받은 날에 북과 피리의 솜씨가 네 안에 갖추어졌다.

14 너는 기름 부음받은 덮는 그룹(Cherub · ㉸ 케루빔)이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불 돌들 사이를 네가 걸어 다녔다.

15 네가 지음받은 날로부터 네 길들이 완전했다. 마침내 네 안에서 불의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16 네 상업이 많아지면서 네 안에 폭력이 가득 찼다. 그래서 너는 죄를 지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산에서 더럽혀진 자로 여겨 덮는 그룹아, 불 돌들 가운데서 내쫓았다.

17 네 아름다움으로 인해 네 마음이 교만해졌다. 네 영화로 인해 네 지혜를 부패시켰다. 내가 너를 땅에 던지겠다. 내가 왕들 앞에 너를 두어 그들이 보게 하겠다.

18 네 죄악들의 많음으로 네 상업의 불의로 너는 네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네 속에서 불을 내어 그것이 너를 삼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너를 보는 모든 자들 앞에서 땅 위에 재로 만들겠다.

19 백성들 가운데 너를 아는 자들이 모두 너로 인해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공포가 되었다, 너는. 영원히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 단락은 에스겔에서 가장 격렬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본문이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룹”, “하나님의 거룩한 산”, “불 돌들 사이”, “지음받은 날로부터 완전했으나 불의가 드러났다” — 이 언어는 두로 왕에 대한 풍자적 비가의 수사를 넘어서는 것처럼 들린다. 기원후 3세기 교부 터툴리아누스(Tertullian)와 오리게네스(Origen)가 이 구절을 사탄의 타락을 묘사한 본문으로 읽기 시작했다. 이사야 14:12-15의 “루시퍼” 본문과 함께, 이 두 구절이 기독교 신학의 사탄 기원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에스겔 본문 자체에서 화자는 인간 왕이다. 에스겔이 사용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낙원 신화 언어다 — 신의 정원, 완전한 피조물, 교만으로 인한 추락. 두로 왕의 교만을 원형적 교만으로 확장하는 수사다. 신학적 알레고리 해석은 본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대가 덧입혔다.

“불 돌들(אַבְנֵי אֵשׁ, 아브네이 에쉬)” — 에스겔 1장의 불 바퀴와 연결되는 신화적 우주 이미지다. 하늘 궁정의 불타는 존재들 사이를 걸어다니는 완전한 피조물. 그것이 교만으로 추락한다. 이 이미지가 후대 묵시 문학과 천사론의 원천이 된다.





시돈 신탁

20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1 “사람아, 네 얼굴을 시돈(Sidon)으로 향하고 그것을 향하여 예언하여라.

22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며 네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그 안에서 심판을 행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23 내가 그 안에 전염병을 보내고 그 거리들에 피를 내어 칼에 찔린 자들이 그 안에 쓰러지게 하겠다. 사방에서 칼이 그것에 맞설 때.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

24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사방에 그들을 업신여기는 자들 중에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주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25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흩어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모을 때 내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 안에서 거룩하게 되겠다. 그들이 내 종 야곱(Jacob)에게 준 그 땅 — 자기 땅에 살게 될 것이다.

26 그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살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그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 심판 신탁 단락(25-28장)이 이스라엘 회복 약속으로 마감된다. 이방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구조는 예언서 전반에 공통되는 패턴이다. 야훼는 이방 민족들의 역사도 주관한다 — 그것이 이 단락 전체의 선언이다.

다음 장 — 이집트 신탁의 첫 번째. 큰 악어의 이미지가 나타난다.




에스겔 29장 — 이집트 신탁 1 — 큰 악어


나일강의 악어

1 제10년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네 얼굴을 이집트(Egypt) 왕 파라오(Pharaoh · ㉸ 파라온)에게로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를 향하여 예언하여라.

3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 왕 파라오야, 네 나일(Nile) 강들 가운데 엎드려 있는 큰 악어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네가 말했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만들었다.’

4 내가 네 턱에 갈고리를 꿰고 네 나일강의 물고기들을 네 비늘에 붙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네 나일강 강들 가운데서 끌어올리겠다. 네 비늘에 붙은 온 물고기와 함께.

5 내가 너와 네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를 광야에 던지겠다. 들판에 쓰러지겠다. 모이지도 않고 거두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큰 악어(הַתַּנִּים הַגָּדוֹל, 하탄닌 하가돌)” — 히브리어 탄닌은 큰 바다 짐승·용·악어를 가리킨다. 창세기 1:21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큰 바다 짐승들”에도 같은 단어가 쓰인다. 이집트를 나일강의 악어로 비유한 것은 고대 근동 도상학에서도 이집트와 악어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이집트 신화의 소베크(Sobek)는 악어 머리를 가진 신이다.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만들었다” — 이집트의 자급자족 신화를 직접 겨냥한다. 나일강 범람이 농업과 문명을 지탱하는 이집트에서, 강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것은 창조주를 자처하는 것이다.

6 이집트의 모든 주민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였기 때문이다.

7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을 때 너는 부러져 그들의 어깨를 찔렀다. 그들이 너에게 기댈 때 너는 꺾여 그들의 허리를 휘게 했다.

8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칼을 네게 오게 하겠다. 내가 네 안에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것이다.

9 이집트 땅이 황폐해지고 텅 빌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파라오가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했기 때문이다.

10 보라, 내가 너와 네 나일강들을 대적한다. 이집트 땅을 믹돌(Migdol — 이집트 북동쪽 국경 요새)에서 스웨네(Syene — 남쪽 끝, 오늘의 아스완)까지 에티오피아 경계까지 황폐하게 하겠다.

“믹돌에서 스웨네까지” — 이집트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라는 뜻이다. 믹돌은 지중해 연안 국경 요새, 스웨네(아스완)는 나일강 제1폭포 지점으로 이집트의 남쪽 경계였다. 전국 전체를 가리키는 숙어적 표현이다.

11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않고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겠다. 40년 동안 거주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12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하겠다. 그 성읍들도 40년간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 황폐하게 되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겠다.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겠다.





이집트의 회복 — 작아진 왕국

13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40년이 끝날 때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내가 흩어놓은 민족들 가운데서 모을 것이다.

14 내가 이집트를 사로잡혀 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바드로스(Pathros — 상이집트, 나일강 남쪽 지역) 땅,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거기서 그들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15 나라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16 이집트는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이 기대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바라볼 때마다 죄악이 기억나게 할 뿐이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주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운명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은 40년 황폐함과 그 후의 회복을 말한다. 실제 역사에서 이집트는 바빌로니아의 완전한 정복을 피했다.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2세(Cambyses II)에게 정복되었다. 예언과 역사의 구체적 대응은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된다.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가 보상으로

17 제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8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려고 그 군대를 큰 수고로 부렸다. 모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모든 어깨 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그런데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에서 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은 13년간(기원전 585-573년) 두로를 포위했으나 섬 도시의 완전한 항복을 얻지 못했다. 두로는 협상으로 종속 관계를 맺는 데 그쳤다. 이 신탁은 기원전 571년에 기록된 것으로, 에스겔서에서 가장 늦은 날짜의 기록이다.

19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 그가 그 무리를 이끌어 가겠다.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하고 빼앗겠다. 그것이 그의 군대의 보상이 되겠다.

20 내가 이집트 땅을 그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위해 수고했기 때문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21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뿔 하나를 돋게 하겠다. 내가 네 입이 그들 가운데서 열리게 하겠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뿔 하나를 돋게 하겠다” — 뿔은 힘과 구원의 상징이다. 시편 132:17의 “거기서 내가 다윗을 위해 뿔이 돋게 하리라”와 같은 관용구다. 에스겔의 이집트 신탁은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다. 이방의 심판 뒤편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구조를 반복한다.

다음 장 — 이집트를 향한 두 번째 신탁. 파라오의 팔이 꺾이는 날을 선포한다.




에스겔 30장 — 이집트 신탁 2 — 파라오의 꺾인 팔


야훼의 날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울어라, ‘아, 그 날이여!’

3 그 날은 가깝다. 야훼의 날이 가깝다. 구름의 날, 민족들의 때가 될 것이다.

4 칼이 이집트에 오겠다. 에티오피아(Ethiopia)에 고통이 오겠다. 이집트에서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쓰러질 때 그 무리가 끌려가고 그 터가 무너질 것이다.

5 에티오피아와 붓(Put)과 룻(Lud)과 모든 아라비아와 굽(Cub)과 언약의 땅의 자손들이 이집트와 함께 칼로 쓰러질 것이다.

에티오피아(쿠시, 현재 수단 북부)는 당시 이집트 제25왕조를 세운 민족이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함께 묶여 심판을 받는 것은 두 나라의 긴밀한 정치·군사적 연대를 반영한다. 기원전 7-6세기 이집트는 에티오피아 왕조의 지배를 경험했다.

6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이집트를 지지하는 자들이 쓰러질 것이다. 그 교만한 권능이 무너질 것이다. 믹돌에서 스웨네까지 그들이 칼로 쓰러질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7 그들이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황폐해지겠다. 그 성읍들이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 황폐하게 될 것이다.

8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고 이집트를 돕는 모든 자들이 꺾일 때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도시들의 멸망

9 그날에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들을 타고 경솔한 에티오피아를 두렵게 하러 나아갈 것이다. 이집트의 날과 같은 때에 고통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10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집트의 무리를 없애겠다.

11 그가 그 백성 — 민족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자들과 함께 — 그 땅을 멸망시키러 올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향해 칼을 뽑겠다. 쓰러진 자들로 그 땅을 채울 것이다.

12 내가 나일강들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들의 손에 팔겠다. 내가 외인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나 야훼가 말했기 때문이다.

13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멸하고 놉(Noph — 멤피스, 이집트 북부 수도) 에서 허수아비들을 없애겠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군주가 없겠다. 내가 이집트 땅에 두려움을 내겠다.

14 내가 바드로스(Pathros)를 황폐하게 하고 소안(Zoan — 타니스, 나일강 삼각주 동쪽) 에 불을 놓겠다. 노(No — 테베, 상이집트의 수도) 에 심판을 행하겠다.

15 내가 이집트의 요새 신(Sin — 펠루시움, 나일강 삼각주 동쪽 끝) 에 나의 분노를 부어내겠다. 노의 무리를 끊어버리겠다.

16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겠다. 신이 심한 고통을 받겠다. 노가 갈라지겠다. 놉은 낮에 대적들이 들이닥치겠다.

17 아웬(Aven — 온, 헬리오폴리스) 과 비베셋(Pi-Beseth — 부바스티스) 의 청년들이 칼로 쓰러지겠다. 그 여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18 드합느헤스(Tehaphnehes — 타프나이, 나일강 삼각주 북동쪽) 에서 낮이 어두워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멍에를 거기서 꺾을 때. 거기서 그 교만한 권능이 그치겠다. 구름이 그를 덮겠다. 그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19 내가 이집트에 심판을 행하겠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언급하는 이집트 도시들은 모두 실제 역사적 도시들이다. 멤피스(놉)는 나일강 삼각주 남쪽의 오랜 왕도, 테베(노)는 상이집트의 종교 수도, 헬리오폴리스(아웬)는 태양신 라(Ra)의 성지, 부바스티스(비베셋)는 고양이 여신 바스테트(Bastet)의 중심지다. 각 도시에 불이 붙는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정복의 묘사가 아니라 이집트 신들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선언이다.





파라오의 팔이 꺾이다

20 제11년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1 “사람아,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의 팔을 꺾었다. 그것이 아물도록 싸맬 수 없었다. 상처가 고쳐지도록 약을 붙일 수 없었다. 칼을 쥘 수 있도록 힘이 생기게 할 수 없었다.

22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한다. 내가 그의 두 팔 — 강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겠다.

23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겠다.

24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주겠다. 내가 파라오의 팔을 꺾겠다. 그러면 파라오가 죽을 자처럼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신음할 것이다.

25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을 강하게 하겠다. 파라오의 팔은 늘어질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줄 때 그가 그것을 이집트 땅으로 뻗겠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26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겠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파라오의 팔이 꺾이다” — 구체적 역사 배경이 있다. 기원전 588년 예루살렘 포위 중 이집트 군대가 개입을 시도했다가 바빌로니아에게 격퇴당했다. 예레미야 37:5-8은 이 사건을 기록한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에스겔의 일관된 메시지가 군사적 사건으로 뒷받침된다. 이집트를 믿으면 “갈대 지팡이”(29:6)에 기대는 것과 같다고 에스겔은 되풀이한다.

다음 장 — 큰 백향목의 비유. 앗수르와 이집트를 나란히 놓고, 교만한 나무의 흥망을 노래한다.




에스겔 31장 — 큰 백향목 — 앗수르의 흥망


레바논의 백향목

1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 무리에게 말하여라. 네 위대함에 있어 너는 누구와 같은가.

3 보라, 앗수르(Assyria · ㉸ 아시리아)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 아름다운 가지와 숲의 그늘과 큰 키. 그 꼭대기는 구름 사이에 있었다.

4 물이 그를 자라게 했다. 깊은 물이 그를 높이 세웠다. 그 강들이 심어진 곳 주위를 흘렀다. 그 운하들이 들의 모든 나무들에게로 나갔다.

5 그러므로 그 키가 들의 모든 나무들보다 높아졌다. 물이 많았으므로 그 가지가 무성해지고 굵어졌다.

6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 아래서 새끼를 낳았다. 모든 큰 민족들이 그 그늘 아래서 살았다.

7 그 가지가 많고 길어서 아름다웠다. 그 뿌리가 많은 물에 닿았다.

8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들도 그를 가리우지 못했다. 전나무들도 그 가지들과 같지 않았다. 단풍나무들도 그 가지들에 미치지 못했다.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움에서 같지 않았다.

9 내가 그 가지들을 많게 하여 아름답게 했다. 에덴(Eden)에 있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그를 시기했다.

“하나님의 동산의 나무들도 그를 가리우지 못했다” — 앗수르 제국의 위대함을 에덴 동산의 나무들과 비교한다. 28장의 두로 신탁과 같은 방식이다. 피조 세계의 극점을 빌려서 한 제국의 절정을 묘사한다. 앗수르는 실제로 기원전 8-7세기에 근동 전체를 지배했다. 이집트까지 정복했고(기원전 671년 에사르하돈), 그 제국의 크기는 당시 세계에서 전례가 없었다.





교만이 부른 추락

10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그가 키가 크고 그 꼭대기를 구름 사이로 뻗었다. 그 마음이 그 높이 때문에 교만해졌다.

11 내가 그를 민족들의 강한 자의 손에 넘겼다. 그가 반드시 그에게 행할 것이다. 내가 그 악으로 인해 그를 쫓아냈다.

12 외인들 — 민족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자들 — 이 그를 베어 버렸다. 그것을 버려두었다. 그 가지들이 산들과 모든 골짜기들에 떨어졌다. 그 굵은 가지들이 그 땅의 모든 골짜기들에서 꺾였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 그늘 아래서 떠나 그를 버려두었다.

13 그 쓰러진 것 위에 하늘의 모든 새들이 깃들겠다. 그 가지들 위에 들의 모든 짐승들이 있겠다.

14 이것은 물가에 있는 어떤 나무도 그 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꼭대기를 구름 사이로 세우지 않도록. 그 힘을 믿고 높이 선 자들이 모두 죽음으로 땅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될 것이다.

앗수르 제국의 실제 멸망 — 기원전 612년, 바빌로니아와 메대의 연합군이 앗수르의 수도 니네베를 함락시켰다. 나훔서 전체가 이 사건을 예언하고 노래한다. 기원전 609년 앗수르는 완전히 소멸했다. 에스겔이 이 신탁을 기록한 것은 그로부터 약 20년 뒤다. 앗수르의 멸망이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황에서, 에스겔은 이집트를 향해 그 이야기를 꺼낸다. 이집트도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경고다.





구덩이로 내려가다

15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그를 스올(Sheol — 죽음의 왕국, 지하 세계)에 내려가게 하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해 슬피 울게 했다. 내가 그를 위해 깊은 물을 막았다. 나일강들이 멈추었다. 큰 물이 막혔다. 내가 레바논을 위해 어둡게 했다. 그를 위해 들의 모든 나무들이 시들었다.

16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스올에 내려가게 할 때 민족들이 그가 쓰러지는 소리에 흔들렸다. 에덴의 모든 나무들 — 레바논의 선택된 것들과 가장 좋은 것들, 물을 마시는 모든 것들이 땅 아래서 위로받겠다.

17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갔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로 — 그 그늘 아래 살던 자들에게로.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팔이 되던 자들에게로.

18 그러면 영광과 위대함에 있어서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너는 누구와 같은가. 그런데도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땅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눕겠다. 이것이 파라오와 그 모든 무리에 관한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스올(שְׁאוֹל) —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가리킨다. 특별히 선하거나 악한 자의 장소가 아니라, 죽음 자체의 왕국이다. 위대했던 앗수르의 나무가 쓰러져 내려올 때 지하 세계의 다른 나무들(다른 멸망한 제국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이미지는 어둡고 신랄하다. 강대국들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지 않다. 앞서 간 제국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탁 전체의 구조: 나무가 크다(3-9절) → 마음이 교만해진다(10절) → 심판이 온다(11-14절) → 구덩이로 내려간다(15-18절). 이것이 제국 흥망의 반복되는 공식이다. 에스겔은 이 공식을 이집트에게 들이댄다.

다음 장 — 이집트의 만가. 파라오를 위해 부르는 비가다.




에스겔 32장 — 이집트의 만가


나일강의 사자, 그물에 걸리다

1 제12년 열두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를 위해 비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여라. 너는 민족들 가운데서 사자처럼 여겼다. 그러나 너는 바다의 큰 악어 같아서 나일강들 가운데서 뛰어오르고 발로 강물을 발로 휘저어 더럽혔다.

3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많은 백성들의 모임으로 내 그물을 네 위에 펼치겠다. 그들이 너를 내 그물 속에 끌어올리겠다.

4 내가 너를 땅에 버려두고 들판에 던지겠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하겠다. 온 땅의 짐승들이 너로 배부르게 하겠다.

5 내가 네 살을 산들 위에 놓고 네 시체로 골짜기들을 가득 채우겠다.

6 네 피로 땅을 — 흐르는 것들까지 — 물 주겠다. 산들 위 높은 곳까지. 골짜기들이 너로 가득 찰 것이다.

7 내가 너를 꺼뜨릴 때에 하늘을 가리겠다. 그 별들을 어둡게 하겠다. 내가 구름으로 해를 가리겠다. 달도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8 하늘의 빛나는 광체들을 모두 네 위에서 어둡게 하겠다. 내가 네 땅에 어둠을 내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이미지는 신현(theophany, 신의 나타남)의 전통적 언어다. 출애굽기 10:21-23의 흑암 재앙, 아모스 8:9의 “대낮에 해를 지게 하리라”, 요엘 2:10의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와 같은 계열이다. 이집트의 멸망이 우주적 사건으로 묘사된다. 태양신 라(Ra)를 섬기는 이집트에서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기상 묘사가 아니다. 이집트가 믿는 신이 무너진다는 선언이다.

9 내가 네 파멸의 소식을 —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 민족들 가운데 퍼뜨릴 때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히겠다.

10 내가 너로 인해 많은 백성들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겠다. 내가 네 앞에 칼을 흔들 때 그 왕들이 너를 인해 경악할 것이다. 네가 쓰러지는 날에 그들이 매 순간 두려워 떨 것이다. 각자 자신의 목숨을 위해.





바빌로니아의 칼

11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바빌로니아 왕의 칼이 네게 올 것이다.

12 내가 네 무리를 용사들의 칼로 쓰러지게 하겠다. 그들 모두 민족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자들이다. 그들이 이집트의 교만을 파멸시키겠다. 그 모든 무리가 멸망하겠다.

13 내가 많은 물들 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없애겠다. 사람의 발이 그것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짐승들의 발굽이 그것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14 그때 내가 그들의 물들이 고요하게 하겠다. 그들의 나일강들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5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 땅이 가득한 것을 빼앗겼을 때. 내가 거기 사는 모든 자들을 칠 때.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스올의 무덤들

16 이것은 비가다. 민족들의 딸들이 그것을 노래할 것이다. 이집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해 그것을 노래할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7 열두째 달 열다섯째 날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8 “사람아, 이집트의 무리를 위해 울어라. 그것과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땅 아래로 내려가게 해라.

19 ‘네가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가. 내려가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라.’

20 그들이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칼에 넘겨졌다. 이집트와 그 모든 무리를 이끌어 가라.

21 용사들 가운데 강한 자들이 스올 안에서부터 이집트에 대해 말할 것이다. 도움을 받는 자들과 함께 —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누워라.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22 거기 앗수르와 그 모든 무리가 있다. 그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다.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쓰러진 자들이다.

23 그들의 무덤들이 구덩이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 무리가 그 무덤 주위에 있다.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공포를 줬던 자들이다.

24 거기 엘람(Elam — 현재 이란 남서부)이 있다.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주위에 있다.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하고 땅 아래로 내려간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공포를 주었다.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받았다.

25 그들이 그를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 누울 자리를 주었다. 그 모든 무리와 함께 그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다.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공포를 주었다.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받았다. 그것이 죽임을 당한 자들 가운데 누었다.

26 거기 메섹(Meshech)과 두발(Tubal)이 있다. 그 모든 무리와 함께. 그 무덤들이 그 주위에 있다. 모두 할례를 받지 않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공포를 주었던 자들이다.

27 그들이 쓰러진 용사들과 함께 눕지 않겠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 — 스올에 내려간 자들과. 그들의 칼이 그 머리 아래에 있고 그 불의가 그들의 뼈 위에 있다. 그들이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용사들의 공포였기 때문이다.

28 하지만 너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부수어지겠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눕겠다.

29 거기 에돔(Edom)이 있다. 그 왕들과 모든 군주들이 있다. 그들이 그 용사들과 함께 놓였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눕겠다. 그들이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눕겠다.

30 거기 북쪽의 모든 군주들과 모든 시돈(Sidon)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공포로 수치를 받아 그 용사들과 함께 내려갔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눕겠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구덩이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수치를 받겠다.

31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모든 그의 군대로 인해 위로를 받겠다. 파라오와 그 군대 모두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32 내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그로 인해 공포가 오게 했다. 그러므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과 함께 — 눕겠다. 파라오와 그 모든 무리가. 주 야훼의 말씀이다.”

스올의 지하 세계에 이미 자리 잡은 열강들의 목록 — 앗수르, 엘람, 메섹, 두발, 에돔, 시돈. 이들은 모두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거나 패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제국들이다. 에스겔은 이집트에게 말한다: 네가 내려갈 스올에는 이미 강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 제국의 무덤에는 자리가 많다. 이것이 에스겔 32장의 신랄한 결론이다.

32장으로 이방 심판 신탁(25-32장) 전체가 마무리된다. 다음 장(33장)부터 책의 분위기가 바뀐다. 심판에서 회복으로.

다음 장 — 파수꾼의 임명. 3장과 평행하는 장면.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에스겔에게 닿고, 에스겔의 입이 열린다.




에스겔 33장 — 파수꾼과 열린 입 —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랴”


파수꾼의 임무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네 민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어떤 땅에 내가 칼을 보낼 때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파수꾼으로 삼는다 하자.

3 그 사람이 오는 칼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한다.

4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는 자, 칼이 와서 그 사람을 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5 그가 나팔 소리를 들었어도 경고를 받지 않았다.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경고를 받았더라면 자신의 생명을 건졌을 것이다.

6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을 때 칼이 와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죽겠지만 그 피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할 것이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파수꾼 직

7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네가 내 입에서 말씀을 듣고 내 말을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8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죽겠지만 그 피를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할 것이다.

9 그러나 악인에게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했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죽겠지만 너는 네 생명을 건진 것이다.

3장 16-21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여기서 반복된다. 이것은 책의 구조적 분기점 표시다. 에스겔서는 1-32장(심판 선고)과 33-48장(회복 약속)으로 나뉜다. 두 부분의 경계에 파수꾼 임무가 반복 등장하는 것은 의도적이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는 선언이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랴”

10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의 범죄와 죄악이 우리 위에 있다.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 쇠약해진다.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11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만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에스겔 33:11 — 에스겔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심판과 멸망의 예언자처럼 보이는 에스겔이 선포하는 가장 강렬한 구절이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초청이라는 것은 역설이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랴(חָפֹץ אֶחְפֹּץ בְּמוֹת הָרָשָׁע, 하포츠 에흐포츠 베모트 하라샤)” — 부정사 절대형의 반복은 강조다. 야훼는 결코, 조금도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에스겔이 전하는 야훼의 성품이다.

12 “사람아, 네 민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이 그가 범죄하는 날에 그를 구원하지 못하겠다. 악인의 악도 그가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 그를 쓰러지게 하지 못하겠다. 의인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의로 살지 못할 것이다.

13 내가 의인에게 그가 살 것이라 말해도 그가 자기 의를 믿고 불의를 행하면 그의 모든 의로운 행동은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행한 불의로 인해 그는 죽을 것이다.

14 또 내가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해도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공의와 의를 행하면 —

15 그 악인이 저당물을 돌려주고 빼앗은 것을 다시 주고 생명을 주는 규례들을 지켜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겠다.

16 그가 범한 모든 죄가 그에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공의와 의를 행했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개인 책임의 원리 — 에스겔 18장에서 처음 선포된 이 원리가 여기서 다시 강조된다. 조상의 죄가 자손에게 전가된다는 집단 책임론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방향이 각자의 운명을 결정한다. 포로기 공동체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 우리가 벌을 받는다”(18:2의 신포도 속담)고 체념할 때, 에스겔은 지금 돌이키면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체념을 깨는 선포다.





예루살렘 함락 소식

17 네 민족 자손들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한다.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18 의인이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하면 그로 인해 죽을 것이다.

19 악인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공의와 의를 행하면 그로 인해 살 것이다.

20 그런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자 자기 길에 따라 심판하겠다.”

21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을 피해 탈출한 자가 내게 와서 말했다. “성읍이 무너졌다.”

22 피해 온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야훼의 손이 내게 임했다. 그가 내게 오는 아침에 내 입을 열어 주셨다. 내 입이 열렸다. 나는 더 이상 잠잠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함락 — 기원전 586년의 사건이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기원전 597년이었다. 9년이 지나 그 소식이 바빌로니아 포로 수용지까지 닿았다. 탈출한 자(פְּלִיט, 팔리트)가 전한 한마디: “성읍이 무너졌다(הֻכְּתָה הָעִיר).” 에스겔은 이 소식이 오기 전날 밤부터 입이 열렸다. 3:26에서 야훼가 에스겔의 입을 닫았고, 이제 심판이 실현됨으로써 입이 다시 열린다. 에스겔서의 결정적 전환점이다.





남겨진 자들과 파수꾼

23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4 “사람아, 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사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었는데도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는 많으니 이 땅이 우리에게 소유로 주어진 것이다’ 한다.

25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피와 함께 먹고 눈을 우상들에게로 들어올리고 피를 흘리거늘 어찌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26 너희가 자기 칼에 의지하여 증오할 짓을 행하고 각각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데 어찌 이 땅을 차지하겠느냐.

27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로 쓰러지겠다. 들에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먹히게 할 것이다. 요새와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겠다.

28 내가 그 땅을 황폐하고 쓸쓸하게 만들겠다. 그 교만한 권능이 그치겠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해지겠다. 지나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29 내가 그들의 모든 증오할 짓들로 인해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때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30 “사람아, 네 민족 자손들이 성벽들 곁에서와 집 문들에서 서로 네 이야기를 한다. 각자 그 이웃에게 말하기를 ‘와라, 야훼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한다.

31 그들이 군중처럼 내게 나아온다.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는다. 그들이 네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많이 표현하지만 마음은 자기 이득을 따른다.

32 보라,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와 좋은 연주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자처럼 되었다. 그들이 네 말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

33 그것이 올 때 — 보라, 그것이 온다 — 그제야 그들이 예언자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자처럼” — 에스겔 자신이 겪는 역설이다. 청중이 모여든다. 들으러 온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 예언자는 공연자가 되어버렸다. 이 자기 인식은 예언자 문학 안에서 매우 드문 솔직함이다. 그러나 “그것이 올 때” — 역사가 예언을 실현할 때 — 비로소 청중은 그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장 — 거짓 목자와 참 목자.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는 에스겔의 선포가 요한복음 선한 목자 담론의 직접 원천이 된다.




에스겔 34장 — 거짓 목자와 참 목자 —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


자기 자신을 먹이는 목자들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예언하여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자기 자신을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가 있다.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3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을 입는다. 살진 것을 잡는다. 그러나 양 떼를 먹이지 않는다.

4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않았다.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지 않았다. 쫓겨난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강포로 — 잔인하게 — 그들을 다스렸다.

5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다. 흩어져서 들의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6 내 양 떼가 모든 산 위에서, 모든 높은 언덕 위에서 유리한다. 내 양 떼가 온 땅에 흩어졌다. 묻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약한 자, 병든 자, 상처 입은 자, 쫓겨난 자, 잃어버린 자” — 다섯 종류의 취약한 양들. 이 목록은 거짓 목자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의 목록이기도 하고, 참 목자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기도 하다. 34장 후반에서 야훼 자신이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행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대칭이 이 장의 핵심 구조다.





목자들에 대한 심판

7 그러므로 목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8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내 양 떼가 약탈을 당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내 양 떼가 들의 모든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 내 목자들이 내 양 떼를 찾지 않고 목자들이 자기 자신을 먹이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않았다.

9 그러므로 목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10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한다. 내가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겠다. 그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겠다. 목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먹이지 못하겠다. 내가 내 양 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친히 내 양을 찾겠다”

11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친히 내 양 떼를 찾겠다. 내가 직접 그들을 살피겠다.

12 목자가 흩어진 날에 자기 양 떼를 살피듯이 내가 내 양 떼를 살피겠다. 내가 구름 끼고 캄캄한 날에 그들이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13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이끌어내고 여러 나라에서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데려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강들의 흐르는 곳에서,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14 내가 좋은 풀밭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이 그들의 목장이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좋은 풀밭에서 눕겠다. 이스라엘의 산들 위의 기름진 풀밭에서 먹겠다.

15 내가 직접 내 양 떼를 먹이겠다. 내가 직접 그들을 눕히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6 잃어버린 자들을 내가 찾겠다. 쫓겨난 자들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상처 입은 자들을 내가 싸매겠다. 병든 자들을 내가 강하게 하겠다. 그러나 살진 자들과 강한 자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의로 그들을 먹이겠다.

다섯 가지 역할을 야훼 자신이 수행한다 — 찾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고, 강하게 하고, 공의롭게 다스린다. 34:4에서 거짓 목자가 하지 않은 바로 그 다섯 가지다. 야훼는 부재한 목자들의 자리를 직접 채운다.

요한복음 10장과의 연결 — 예수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 10:11)고 말할 때, 청중은 에스겔 34장을 들었을 것이다. 야훼가 친히 목자가 된다는 약속을 예수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져온다. 다윗의 한 목자(34:23)를 예수가 자신에게 적용한다.





양들 사이의 심판

17 “너 내 양 떼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숫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하겠다.

18 너희가 좋은 풀밭에서 먹는 것이 너희에게 적은가. 남은 풀밭을 너희의 발로 밟는가. 맑은 물을 마신 뒤에 남은 것을 발로 흐려 놓는가.

19 내 양 떼가 너희 발이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이 흐려 놓은 것을 마셔야 하겠는가.

20 그러므로 주 야훼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살진 양과 여윈 양 사이를 심판하겠다.

21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고 약한 자들을 뿔로 받아 그들을 바깥으로 흩어지게 했다.

22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겠다. 그들이 다시는 약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하겠다.

양들 사이의 심판 — 목자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양들 사이에도 강자와 약자가 있고, 강한 양들이 약한 양들을 밀어낸다. 공동체 내의 불의가 목자의 불의와 함께 심판된다. 이 단락은 마태복음 25:31-46의 양과 염소 비유의 직접 원천이다.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 마태복음의 심판 기준은 에스겔 34장의 언어로 짜여 있다.





다윗, 한 목자

23 내가 그들 위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내 종 다윗(David)이 그들을 먹이겠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24 나 야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이 그들 가운데 군주가 될 것이다. 나 야훼가 말했기 때문이다.

25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없애겠다.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살겠다. 숲에서 잠자겠다.

26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주위를 복이 되게 하겠다. 제때에 비를 내리겠다. 복된 비가 있겠다.

27 들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겠다. 땅이 그 소출을 내겠다.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하겠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들을 꺾고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28 그들이 다시는 민족들의 약탈이 되지 않겠다. 땅의 짐승들이 그들을 먹지 않겠다. 그들이 안전하게 살겠다.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29 내가 그들을 위해 유명한 식물을 일으키겠다.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먹지 못하게 되지 않겠다. 다시는 민족들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겠다.

30 그제야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 그들의 하나님 야훼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임을. 주 야훼의 말씀이다.

31 너희 내 양 떼, 내 목장의 양 떼야.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내 종 다윗” — 다윗은 기원전 10세기에 죽었다. 에스겔이 쓴 시점은 기원전 6세기다. 이것은 부활한 역사적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의 이상적 후손, 다윗적 왕을 말한다. 이 “한 목자”(34:23, 에하드)는 이사야 11장의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나온 한 싹”과 같은 메시아적 기대다. 신약은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를 찾는다. 에스겔 34장 →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어지는 신학적 경로가 여기서 출발한다.

다음 장 — 에돔 신탁. 오바댜서의 주제와 평행한다. 형제 민족으로서의 에돔이 예루살렘 함락 때 보인 태도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




에스겔 35장 — 세일 산, 영원한 황무지


에돔을 향한 심판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아, 네 얼굴을 세일(Seir · ㉸ 세이르) 산으로 향하고 그것을 향해 예언하여라.

3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손을 네게 펼쳐 너를 황무지와 쓸쓸한 곳으로 만들겠다.

4 내가 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겠다. 너는 황무지가 되겠다. 그제야 너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5 네가 오래된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칼의 권세로 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의 재앙의 때에, 마지막 죄악의 때에.

에돔(Edom)과 세일 산은 동의어다. 세일은 에돔의 지명이다. 오늘날 요르단 남부의 아라바 계곡 동쪽 산지 지역이다. 페트라(Petra)가 이 지역의 중심 도시였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에서-야곱의 형제 관계로 묶인 민족이다. 창세기 25장부터 이어지는 형제 갈등의 역사가 있다. 예루살렘 함락(기원전 586년) 때 에돔이 바빌로니아 편을 들었다는 것이 에스겔, 오바댜, 시편 137편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역사다.

6 그러므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피를 위해 너를 준비하겠다. 피가 너를 쫓겠다.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않았으므로 피가 너를 쫓겠다.

7 내가 세일 산을 황무지와 쓸쓸한 곳으로 만들겠다. 오가는 자를 그 안에서 끊어버리겠다.

8 그 산들을 죽임을 당한 자들로 채우겠다. 네 언덕들에서, 네 골짜기들에서, 네 모든 흐르는 곳에서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쓰러질 것이다.

9 내가 너를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겠다. 네 성읍들이 거주하는 자가 없겠다. 내가 야훼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땅이 내 것이다” 한 에돔

10 네가 이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 두 민족과 이 두 땅이 내 것이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소유로 가지겠다.” 야훼가 거기 계셨는데도.

“이 두 민족, 이 두 땅” —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킨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뒤, 에돔이 그 비어버린 땅을 차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에스겔 36:5도 같은 상황을 언급한다. 고고학적으로, 이 시기 이후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지역으로 이주한 증거가 있다. 이 지역은 이후 이두메아(Idumaea)로 불리게 된다.

11 그러므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네 분노대로, 네 시기대로 행하겠다. 네가 그들을 미워하는 가운데 드러낸 그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때 그들 가운데서 내가 나를 알려지게 하겠다.

12 그제야 너는 내가 야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한 모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너는 ‘그 산들이 황폐해졌다. 우리에게 먹이로 주어졌다’ 했다.

13 너희가 입을 크게 벌려 내게 맞서 말하고 내게 맞서 말한 것이 많았다. 내가 들었다.





온 땅이 기뻐하고 너는 황폐하리라

14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온 땅이 기뻐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15 네가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에 대해 기뻐했던 것처럼 — 그것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 내가 너에게 그같이 행하겠다. 세일 산아, 너와 온 에돔이 황폐하게 되겠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5장은 짧지만 25장 에돔 신탁과 함께 에돔을 향한 심판의 두 기둥을 이룬다. 오바댜서 전체와 주제가 겹친다. 오바댜 1-14절이 에돔의 죄목을 열거하는 방식과 에스겔 35장의 죄목 — 오래된 원한(5절), 피의 미움(6절), 땅의 탐욕(10절), 교만한 말(13절) — 이 평행한다. 에돔은 성경에서 형제 배신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에돔은 기원전 4세기 나바테아인(Nabataeans)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밀려났고, 기원전 2세기 이후에는 이두메아인으로 불리며 유대 지역으로 흡수되었다. 헤롯 대왕이 이두메아 출신이다. 에돔이라는 독립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의 산들이 회복된다. 새 마음과 새 영의 약속. 에스겔서의 가장 빛나는 회복 약속이 36장에 담겨 있다.




에스겔 36장 — 새 마음 새 영 — 굳은 돌을 살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들어라

1 “사람아, 이스라엘의 산들을 향해 예언하여라.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2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원수가 너희를 향해 말했다. ‘아하, 영원한 산당들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3 그러므로 예언하고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사방에서 삼켜버렸다. 너희가 나머지 민족들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가 사람들의 말과 백성들의 비방거리가 되었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산들과 언덕들, 강들과 골짜기들, 황폐한 황무지들, 버려져 약탈당하고 비웃음받는 성읍들에게 — 사방에 남아 있는 민족들에게 —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5 내가 불타는 열정으로 나머지 민족들과 온 에돔(Edom)을 향해 말한다. 그들이 마음에 기뻐하고 얕잡아 보며 내 땅을 소유로 삼았다. 그 목장을 약탈하려 했다.

6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 예언하여라. 산들과 언덕들,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내 열정과 분노로 말한다. 너희가 민족들의 비방을 받았기 때문이다.

7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비방을 짊어지겠다.

8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열매를 맺겠다. 그들이 곧 오기 때문이다.

9 보라, 내가 너희를 향하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를 갈고 심겠다.

10 내가 너희 위에서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온 이스라엘 족속, 전부 다. 성읍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다. 황폐한 곳들이 건설될 것이다.

11 내가 너희 위에서 사람과 짐승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들이 많아지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처음처럼 정착시키고 예전보다 더 잘 되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가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12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너희 위를 걷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차지하겠다. 너희가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 다시는 그들을 자녀 없게 하지 않겠다.

35장에서 에돔이 “이 두 땅이 내 것이 되겠다”고 말했다면,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산들이 직접 호명된다. 이스라엘의 지형 자체 — 산들, 언덕들, 골짜기들 — 가 청중이다. 땅이 신탁을 듣는다. 이것은 에스겔 특유의 수사다. 땅은 수동적 배경이 아니라 신학적 행위자다.





야훼의 이름을 위해

13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사람을 삼키고 네 민족들을 자녀 없게 했다는 말 때문에

14 그러므로 너는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않겠다. 다시는 네 민족들을 자녀 없게 하지 않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5 내가 다시는 민족들의 모욕 소리를 네게 들리게 하지 않겠다. 백성들의 비방을 다시는 짊어지지 않겠다. 네 민족들을 다시는 넘어지게 하지 않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6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7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이 그 행실과 행동으로 그것을 더럽혔다. 그 행실이 내 앞에서 월경 중인 여인의 부정함 같았다.

18 그래서 내가 그 땅에 내 분노를 부어냈다. 그들이 땅에 흘린 피와 자기들의 우상들로 더럽힌 것 때문이다.

19 내가 그들을 민족들 가운데 흩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했다. 그들의 행실과 행동으로 내가 그들을 심판했다.

20 그들이 간 민족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말했다. ‘이들이 야훼의 백성이로되 그 땅에서 나온 자들이로다.’

21 그러나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긍휼히 여겼다. 이스라엘 족속이 간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힌 그 이름을.

야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유가 놀랍게도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가 아니다. 야훼의 이름이 민족들 앞에서 더럽혀지는 것 — “이들이 야훼의 백성인데 이렇게 되었다” — 이 야훼를 움직인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솔직한 진술이다. 구원의 동력은 이스라엘의 자격이 아니라 야훼의 성품이다.

22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간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23 내가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 민족들 가운데서 — 너희를 통해 나를 거룩하게 나타낼 때 그제야 민족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새 마음, 새 영

24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이끌어내겠다.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모으고 너희 땅으로 데려오겠다.

25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리겠다. 너희가 정결하게 되겠다. 모든 너희의 부정함에서, 모든 너희의 우상들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26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27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내가 너희를 내 규례들 안에서 행하게 하겠다. 내 율례들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28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36:26 — “굳은 마음(לֵב הָאֶבֶן, 레브 하에벤, 돌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לֵב בָּשָׂר, 레브 바사르, 살 마음)을 주겠다.” 이것이 에스겔 신학의 핵심이다. 예레미야 31:31-34의 새 언약 —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 과 함께, 이 두 구절이 신약 거듭남 신학의 뿌리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그것은 에스겔 36:25-27을 알고 있는 유대 학자에게 던지는 말이다. 니고데모가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다(요 3:10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스겔 36장이 없었다면 요한복음 3장의 언어가 달라졌을 것이다.

29 내가 너희를 모든 부정함에서 구원하겠다. 내가 곡식을 부르고 그것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기근을 내리지 않겠다.

30 내가 나무의 열매와 들의 소출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비방을 민족들 가운데서 당하지 않겠다.

31 그제야 너희가 너희 악한 길들과 좋지 않은 행동들을 기억하겠다. 너희가 너희 죄악들과 증오할 짓들로 인해 너희 자신들을 혐오하겠다.

32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임을 알아라. 주 야훼의 말씀이다. 이스라엘 족속아, 부끄러워하라. 수치를 받아라. 너희 행실 때문에.





에덴처럼 회복될 땅

33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내가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겠다. 황폐한 곳들이 건설되겠다.

34 황폐한 땅이 갈려지겠다. 지나가는 모든 자의 눈 앞에 황폐했던 것이.

35 그들이 말하겠다. “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었다. 황폐하고 황량하고 무너졌던 성읍들이 요새화되었고 거주하게 되었다.”

36 그제야 너희 주위에 남겨진 민족들이 나 야훼가 무너진 것을 건설하고 황폐한 것을 심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야훼가 말했고 행했기 때문이다.

37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것을 위해 나에게 구해야겠다는 것을 내가 또한 허락한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사람들을 양 떼처럼 많게 할 것이다.

38 거룩한 양 떼처럼, 예루살렘의 절기 양 떼처럼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들의 무리로 가득 찰 것이다. 그제야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될 것이다.”

36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고밀도의 신학적 내용을 담은 장이다. 구원의 이유(야훼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물의 정결, 새 마음과 새 영), 구원의 결과(땅의 회복, 백성의 자기 혐오와 회개)가 순서대로 제시된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새 영을 받은 뒤에(27절), 그리하여 야훼의 율례를 지키게 된 뒤에(27절), 비로소 자신의 악한 길을 기억하고 혐오하게 된다(31절). 에스겔의 신학은 인간의 도덕적 역량에 대해 근본적으로 비관적이면서, 야훼의 변환적 개입에 대해 근본적으로 낙관적이다.

37장 — 골짜기의 마른 뼈들. 36장의 선포가 37장에서 환상으로 실연된다. 새 영이 뼈들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다린다.




에스겔 37장 — 마른 뼈들아, 살아라


골짜기의 환상

1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 야훼의 영이 나를 이끌어 내고 한 골짜기 가운데 두었다.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

2 그가 나를 그 뼈들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다. 보니 그 골짜기에 뼈가 심히 많았고 심히 말랐다.

“심히 말랐다” — 헬라어 칠십인역(셉투아긴타)은 여기에 “매우 마른(ξηρά σφόδρα)”을 쓴다. 생명의 기척이 전혀 없는 상태다. 사람이 죽으면 살이 먼저 썩고 뼈가 남는다. 그 뼈들도 말라 뒤틀리고 흩어져 있다. 에스겔이 본 것은 전쟁터에 버려진 이스라엘의 패배 — 예루살렘 함락(기원전 587년) 이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의 자화상이다. 그들 스스로는 “우리의 뼈가 말랐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11절)고 탄식한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신앙의 응답이다.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다. 에스겔은 그 사이의 유일하게 정직한 자리에 선다. 야훼에게 돌리는 것 — 불가능의 판단을 인간이 내리지 않는 것 — 이것이 예언자적 태도다.

4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말하여라 —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5 주 야훼가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 것이다.

6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겠다. 너희가 살 것이다. 그 때 너희가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뼈들이 움직이다

7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했다. 내가 대언할 때 소리가 났다. 보니 떨리는 소리가 났고 뼈들이 서로 가까이 오고 있었다. 뼈가 제 뼈에 맞닿았다.

소리(קוֹל — 콜)와 진동(רַעַשׁ — 라아쉬) — 창조의 언어다. 야훼가 말씀하실 때 혼돈이 질서가 되고, 죽음이 생명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에스겔의 대언은 주술이 아니다. 야훼의 말씀을 전달하는 관(管)이다. 말씀이 뼈를 제자리로 데려간다.

8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그 위를 덮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는 없었다.

9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말하여라 — 주 야훼가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게 하여라.”

10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그들이 살아나서 발로 서니 심히 큰 군대였다.

창조의 반향 — 창세기 2:7, 야훼가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נִשְׁמַת חַיִּים — 니쉬마트 하이임)를 불어넣었다. 에스겔 37장의 언어는 창조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되풀이한다. 파멸은 창조의 역순이다. 회복은 창조의 재연이다. 이 군대는 새 창조다.

흑인 영가 「Dem Bones」 — 1928년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곡가 제임스 웰던 존슨(James Weldon Johnson)의 형 로저나스 존슨(Rosamond Johnson)이 이 본문을 바탕으로 만든 영가다. “발뼈가 발목뼈에 연결되고…” 노예제와 해방의 역사 속에서 에스겔 37장은 절망한 공동체의 부활 노래가 되었다. 흑인 영가는 이 본문을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부활로 읽었다 — 에스겔 자신의 의도와 일치한다.





해석 — 이스라엘의 부활

11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끊어졌다’고 한다.

12 그러므로 대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 주 야훼가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올라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13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올라오게 할 때 너희가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14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 두겠다. 그 때 너희가 알 것이다. 나 야훼가 말했으며 나 야훼가 행한 것을.”

야훼의 말씀이다.

37장의 환상은 개인 부활론(몸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 적어도 에스겔의 첫 의도에서는. 11절이 직접 해석을 준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 주제다. 그러나 유대교 묵시 문학(다니엘 12장)과 기독교 신학이 이 본문을 개인 부활의 근거로도 확장한다. 본문 자체는 두 독법을 모두 지지할 구조를 갖고 있다.





두 막대기 — 하나의 나라

15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6 “사람의 아들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 ‘유다(Judah)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라고 써라.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집어서’요셉(Joseph)의 막대기, 곧 에브라임(Ephraim · ㉸ 에프라임)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위해’라고 써라.

17 그것들이 하나가 되도록 서로 잇고 네 손에 하나가 되게 하여라.”

18 네 백성이 네게 물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19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요셉의 손에 있는 막대기, 곧 에브라임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와 합쳐서 하나의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20 그 막대기들이 — 네가 쓴 것들이 —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 손에 있을 것이다.

두 왕국 분열 — 솔로몬 사후 기원전 930년경, 이스라엘은 유다(남)와 이스라엘(북)로 갈라졌다.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멸망하며 흩어졌고 “잃어버린 열 지파”가 되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절 그 두 조각이 다시 하나가 되는 환상을 본다. 모르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 두 막대기를 성경과 모르몬경으로 해석한다. 정통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를 통일 메시아 왕국의 예언으로 읽는다.

21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나라들에서 가져오겠다. 사방에서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22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내가 그들을 한 나라로 만들겠다. 한 왕이 그들 모두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두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고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23 그들이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가증한 일들로도, 그들의 모든 범죄로도. 내가 그들을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겠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24 내 종 다윗(David)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따라 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고 행할 것이다.

25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 그들이 살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과 그들 자손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 살 것이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26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 성소를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27 내 처소가 그들 위에 있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28 이방 나라들이 알 것이다. 내가 나의 성소를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둘 때 나 야훼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자임을.”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24절) — 다윗 왕은 기원전 970년경에 죽었다. 에스겔이 미래의 다윗을 말할 때 그것은 다윗 왕조의 메시아 왕을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언어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기독교는 이 왕을 예수로, 유대교는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로 읽는다.



다음 장 — 곡과 마곡, 북방 먼 땅에서 오는 마지막 적의 침공이 예언된다.




에스겔 38장 — 곡의 침공


북방에서 오는 자

1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2 “사람의 아들아, 마곡(Magog) 땅의 곡(Gog · ㉸ 고그)을 향해 얼굴을 향하여라. 로스(Rosh)와 메섹(Meshech)과 두발(Tubal · ㉸ 투발)의 대왕. 그를 향해 대언하여라.

3 말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대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4 내가 너를 돌이키고 네 턱에 갈고리를 꿰겠다. 너와 네 모든 군대를 끌어내겠다. 말과 기마병들, 온전히 무장한 군대. 큰 무리,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든 자들. 모두 칼을 잡은 자들.

5 바사(Persia · ㉸ 페르시아)와 구스(Cush — 에티오피아 일대)와 붓(Put — 리비아 일대)이 그들과 함께하는데 모두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다.

6 고멜(Gomer · ㉸ 고메르)과 그 모든 부대 북방 먼 데 있는 도갈마(Beth-Togarmah · ㉸ 토가르마) 족속과 그 모든 부대 — 많은 백성이 너와 함께한다.

곡과 마곡 — 성경 묵시 문학에서 가장 논쟁적인 지명들이다. 창세기 10:2에서 마곡은 야벳의 아들 이름으로 등장한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 1세기)는 마곡을 스키타이인과 연결했다. 근대에는 러시아, 터키, 이란,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목이 있었다. 메섹은 현대 터키 중부(고대 프리기아), 두발은 흑해 남부 연안으로 비정된다. 계시록 20:8이 곡과 마곡을 마지막 전쟁의 세력으로 다시 등장시킨다. 학계의 합의는 없다. 에스겔 자신의 맥락에서 이것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후 이스라엘을 위협할 북방 세력의 총칭으로 보인다.

7 “너는 준비하여라. 준비를 갖추어라. 너와 너와 함께 모인 모든 무리가. 네가 그들의 수비대가 되어라.

8 오랜 뒤 네가 명령을 받을 것이다. 연말에 네가 칼에서 회복된 땅에 올 것이다. 많은 민족에서 모인 백성에게 — 오랫동안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들로. 그 백성은 이방 나라들에서 끌려나와 이제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다.

9 너는 폭풍처럼 올라올 것이다. 땅을 덮는 구름처럼. 너와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약탈의 음모

10 주 야훼가 말한다. “그 날에 네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고 악한 계획을 꾸밀 것이다.

11 네가 말할 것이다. ’내가 올라가겠다. 성벽 없는 마을들로. 잠잠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성벽도, 빗장도, 문도 없이 사는 자들에게 가겠다.

12 약탈하고 노략하겠다. 황폐했다가 이제 사람 사는 곳으로 된 땅에 손을 들겠다. 이방 나라들에서 모인 백성에게. 재물과 가산을 모으고 세상의 중심에 사는 자들에게.’”

“세상의 중심” — 히브리어 “땅의 배꼽(טַבּוּר הָאָרֶץ — 타부르 하에레츠)”이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았다. 중세 기독교 지도들(마파 문디)도 예루살렘을 가운데 그렸다. 이것은 지리적 주장이 아니라 신학적 주장이다.

13 “스바(Sheba)와 드단(Dedan)과 다시스(Tarshish · ㉸ 타르시스)의 상인들과 그 모든 젊은 사자들이 네게 말할 것이다. ‘네가 약탈하러 왔느냐? 노략하려고 모은 것이냐? 은과 금을 빼앗고 재물과 가산을 탈취하고 큰 약탈을 취하려고 모인 것이냐?’”





야훼의 심판 선언

14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여라. 곡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그 날에 네가 알지 못하겠느냐?

15 네가 북방 먼 데서 올 것이다. 너와 많은 백성이 — 모두 말을 탄 자들. 큰 무리, 강한 군대.

16 네가 구름처럼 올라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덮을 것이다. 마지막 날들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땅으로 이끌어 들이겠다. 이방 나라들이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곡아, 내가 너를 통해 그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17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오래전에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해 말한 자가 바로 너냐? 그들이 그 날들에 대언하여 내가 너를 그들에게 불러들이리라고 한 것이.

“내 종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 에스겔 이전의 예언자들, 특히 이사야(13-14장)와 예레미야(51장)가 북방 세력의 침공을 예언했다. 에스겔은 자신의 예언이 이전 예언자들과 연속선 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야훼의 분노

18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에 올라올 때 내 분노가 내 얼굴에 타오를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9 “내 질투와 불타는 분노 가운데 내가 말하노라. 그 날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20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지면의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이 쓰러지고 모든 성벽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21 내가 내 모든 산에서 그를 대적하는 칼을 부르겠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각자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다.

22 내가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겠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을 내리겠다. 그와 그 모든 부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23 내가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많은 이방 나라의 눈앞에서.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38-39장은 성경 묵시 문학에서 가장 이른 형태의 종말 전쟁 묘사다. 이 본문이 신약의 계시록(계시록 19-20장), 쿰란 문서(사해 두루마리)의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전쟁」, 그리고 수많은 종말 시나리오의 원형이 되었다. 에스겔 자신은 아마도 앗수르 멸망 이후 이스라엘을 위협할 역사적 세력을 말했을 것이다. 그 언어가 역사를 넘어 종말론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다음 장 — 곡이 이스라엘 산에서 쓰러진다. 새들에게 살을 내어주는 심판의 잔치.




에스겔 39장 — 곡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회복


곡이 이스라엘 산에서 쓰러지다

1 “사람의 아들아, 곡을 향해 대언하여라. 말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대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2 내가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방 먼 데서 올라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산들로 데려오겠다.

3 내가 네 활을 네 왼손에서 치고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겠다.

4 너는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쓰러질 것이다. 너와 네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내가 너를 온갖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로 주겠다.

5 너는 들판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말했기 때문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6 “내가 마곡과 섬들에 안전히 거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겠다. 그들이 내가 야훼임을 알 것이다.

7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이방 나라들이 알 것이다. 내가 야훼 —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임을.”





무기를 태우다

8 “보라, 그것이 오고 있다. 그 날이 될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내가 말한 그 날이다.

9 이스라엘 성읍들에 사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에 불을 지피고 태울 것이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을. 그것들로 일곱 해 동안 불을 지필 것이다.

10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않고 삼림에서 나무를 찍지 않아도 된다. 무기들로 불을 지필 것이다. 자기들을 노략하던 자들을 노략하고 자기들을 약탈하던 자들을 약탈할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일곱 해 동안 무기를 태우는 것 — 이 세부 사항은 침공군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했는지를 역방향으로 보여준다. 전쟁 후 처리가 7년에 걸린다는 것은 묵시적 과잉의 언어다. 에스겔 묵시 문학의 특징 중 하나다.





하몬 곡 — 무리의 골짜기

11 “그 날에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의 무덤 자리를 주겠다. 바다 동쪽 하몬나(Hamonah)에 있는 골짜기다. 그것이 지나다니는 자들을 막을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묻고 그 이름을 하몬 곡(Hamon-gog — 곡의 무리) 골짜기라 할 것이다.

12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을 묻을 것이다.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일곱 달 동안.

13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묻겠다. 그 일이 그들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날에.”

주 야훼의 말씀이다.

14 “그들이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워 온 땅을 지나다니며 지면에 남아 있는 자들을 묻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일곱 달이 끝날 때에 수색할 것이다.

15 지나다니는 자들이 그 땅을 통과하면서 사람의 뼈를 보면 그 옆에 표를 세울 것이다. 묻는 자들이 하몬 곡 골짜기에 그것을 묻을 때까지.

16 거기에도 하몬나라는 성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들의 잔치

17 “사람의 아들아, 주 야훼가 말한다. 온갖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말하여라. 모여라. 이스라엘 산들에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큰 잔치에 사방에서 모여와라.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18 용사들의 살을 먹고 땅의 왕들의 피를 마셔라. 바산(Bashan)의 살진 것들 — 숫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를. 모두 먹어라.

19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잔치에서 기름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

20 내 식탁에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말과 기병, 용사와 모든 군사.”

주 야훼의 말씀이다.

새들의 잔치 — 이 이미지는 계시록 19:17-18의 “하나님의 큰 잔치”에 직접 연결된다. 거기서도 천사가 “모든 새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모이라”고 외친다. 전쟁의 패배를 맹금류의 잔치로 묘사하는 것은 고대 근동 전쟁 문학의 공통 어법이다. 아시리아 기록들도 승전을 비슷하게 묘사한다. 에스겔은 그 언어를 역전시킨다 —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자리에 있다.





야훼가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다

21 “내가 내 영광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나타내겠다. 모든 이방 나라가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들 위에 두어 그 손 위에 있는 나의 손을 볼 것이다.

22 이스라엘 족속은 그 날 이후로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임을.

23 이방 나라들은 알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사로잡혀 갔음을. 그들이 내게 범죄했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그 대적들의 손에 넘겼음을. 그들이 모두 칼에 쓰러진 것을.

24 내가 그들의 부정함과 허물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겼다.”





포로를 돌이키는 약속

25 그러므로 주 야훼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야곱의 포로를 돌이키고 이스라엘 온 족속을 불쌍히 여기겠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한 열심이다.

26 그들이 그들의 수치와 내게 범한 모든 범죄를 지게 될 것이다. 자기 땅에 안전히 거하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을 때.

27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에게서 돌아오게 하고 대적들의 땅에서 모으고 많은 나라들의 눈앞에서 그들 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28 그 때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임을 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방으로 보냈으나 또 그들을 그들 땅에 모았으니. 내가 그들 중 한 사람도 저기 남겨두지 않겠다.

29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지 않겠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 위에 쏟았기 때문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39장의 결말은 심판에서 회복으로 급격히 전환한다. 이것이 에스겔 전체의 구조다 — 심판(1-24장), 이방 심판(25-32장), 회복(33-48장). 39:25-29는 37장의 마른 뼈 회복 약속과 같은 선 위에 있다. 포로로 보낸 것도 야훼, 다시 모으는 것도 야훼 — 역사의 양 방향이 모두 야훼의 손 안에 있다.



다음 장 — 에스겔은 새 성전의 환상을 본다. 측량줄을 든 사람이 문부터 잰다.




에스겔 40장 — 새 성전의 측량


환상의 시작

1 우리가 사로잡혀 간 지 스물다섯째 해 초, 곧 그 해 첫째 달 열째 날이었다. 성읍이 친 지 열넷째 해 바로 그 날,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그가 나를 거기로 이끌어 가셨다.

2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어 가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거기서 남쪽으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다.

3 나를 거기로 이끌어 가시니 거기 한 사람이 있었다. 모습이 놋 같고 손에 삼 줄과 측량하는 갈대를 들고 문에 서 있었다.

스물다섯째 해는 기원전 573년경, 예루살렘 함락(기원전 587년) 이후 14년이다. 에스겔은 25년의 포로 생활 중간 지점에 서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 출애굽 후 480년이었고(왕상 6:1), 에스겔이 환상을 받은 것이 포로 25년이다. 숫자들이 우연이 아니다.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적 계산 안에 있다는 신학적 표지다.

4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라.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마음을 두어라. 네가 여기로 인도된 것은 보여주기 위해서다. 본 것을 모두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라.”





동쪽 바깥 문

5 보니 성전 바깥 사방에 담이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 들린 측량하는 갈대는 여섯 큰 자인데 각 큰 자는 한 자와 손 한 뼘이다. 그가 그 담의 두께를 재니 한 갈대요 높이도 한 갈대였다.

6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서 그 문의 문지방을 재니 너비가 한 갈대였고 또 다른 문지방 너비도 한 갈대였다.

7 각 수위실은 한 갈대씩이요 또 한 갈대씩이었다. 문들 사이의 공간은 다섯 자였다. 문 현관 안쪽에 있는 문지방은 한 갈대였다.

8 그가 내 문의 현관을 재니 한 갈대였다.

9 그가 문의 현관을 재니 여덟 자요 기둥은 두 자였다. 문의 현관은 안쪽이었다.

10 동쪽 문의 수위실은 이쪽에 셋이요 저쪽에 셋이었다. 셋 모두 같은 크기였고 이쪽 기둥들과 저쪽 기둥들도 같은 크기였다.

11 그가 문의 입구 너비를 재니 열 자요 문의 길이는 열세 자였다.

12 수위실 앞에 경계석이 있었다. 이쪽에 한 자요 저쪽에 한 자였다. 이쪽 수위실은 여섯 자요 저쪽도 여섯 자였다.

13 그가 문을 수위실 지붕에서 저쪽 지붕까지 재니 너비가 스물다섯 자였다. 문 대 문이었다.

14 그가 기둥들을 재니 예순 자였고 기둥들은 문 사방 뜰까지였다.

15 바깥 문 입구 앞에서 안쪽 현관 앞까지는 쉰 자였다.

16 수위실에는 고정된 창들이 있었고 안쪽에도 기둥들 사이에 창들이 있었다. 현관도 마찬가지였다. 창들은 사방이었다. 기둥들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40-48장의 세밀한 측량들 — 에스겔서에서 가장 어렵게 읽히는 부분이다. 솔로몬 성전(왕상 6장), 헤롯 성전(미슈나 미돗 tractate), 쿰란 성전 두루마리(11QT)가 각각 다른 치수를 전한다. 에스겔의 성전은 그 어느 역사적 성전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학계 세 해석: (1) 미래 문자적 천년왕국 성전(세대주의 신학), (2)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실재(개혁주의), (3) 예루살렘 회복의 이상적 청사진(역사비평학). 에스겔 자신은 어느 성전이 세워질지 몰랐을 것이다. 그는 청사진을 받는 자였지 건축가가 아니었다.





바깥 뜰

17 그가 나를 바깥 뜰로 이끌어 갔다. 보니 방들이 있었고 뜰 사방에 돌 바닥이 깔려 있었다. 방들은 서른 개였고 돌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18 돌 바닥은 문들 옆으로 각 문들과 마주해 있었다. 아래쪽 돌 바닥이었다.

19 그가 아래쪽 문 입구에서 안쪽 뜰 바깥쪽까지 재니 동쪽과 북쪽이 백 자였다.





북쪽 문과 남쪽 문

20 바깥 뜰에 북쪽을 향한 문 — 그 길이와 너비를 그가 쟀다.

21 수위실은 이쪽에 셋이요 저쪽에 셋이었다. 기둥과 현관이 처음 문과 같은 치수였다. 길이는 쉰 자요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22 창들과 현관과 종려나무가 동쪽 문과 같은 치수였다. 계단 일곱을 올라가면 현관이 앞에 있었다.

23 안쪽 뜰에 북쪽을 향한 문이 있었다. 동쪽 문처럼. 한 문에서 다른 문까지를 재니 백 자였다.

24 그가 나를 남쪽으로 이끌었다. 보니 남쪽을 향한 문이 있었다. 기둥과 현관을 재니 같은 치수였다.

25 그 문과 현관에도 사방에 창들이 있었다. 다른 창들 같았다. 길이는 쉰 자요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26 거기에도 계단 일곱이 있었다. 계단을 오르면 현관이 있었다. 기둥들에 종려나무 장식이 있었다. 이쪽과 저쪽에 하나씩.

27 안쪽 뜰에 남쪽을 향한 문이 있었다. 그가 남쪽에서 문에서 문까지를 재니 백 자였다.





안쪽 뜰의 문들

28 그가 나를 안쪽 뜰의 남쪽 문을 통해 안쪽 뜰로 이끌어 갔다. 남쪽 문을 재니 같은 치수였다.

29 수위실과 기둥과 현관이 같은 치수였다. 그 문과 현관에 사방에 창들이 있었다. 길이는 쉰 자요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30 사방 현관의 길이는 스물다섯 자요 너비는 다섯 자였다.

31 현관은 바깥 뜰을 향하고 있었다. 기둥들에 종려나무가 있었고 계단은 여덟이었다.

32 그가 나를 안쪽 뜰 동쪽으로 이끌어 갔다. 문을 재니 같은 치수였다.

33 수위실과 기둥과 현관이 같은 치수였다. 그 문과 현관에 사방에 창들이 있었다. 길이는 쉰 자요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34 현관은 바깥 뜰을 향하고 있었다. 기둥들 이쪽 저쪽에 종려나무가 있었고 계단은 여덟이었다.

35 그가 나를 북쪽 문으로 이끌어 갔다. 재니 같은 치수였다.

36 수위실과 기둥과 현관 — 그 문에도 사방에 창들이 있었다. 길이는 쉰 자요 너비는 스물다섯 자였다.

37 기둥들은 바깥 뜰을 향하고 있었다. 기둥들 이쪽 저쪽에 종려나무가 있었고 계단은 여덟이었다.





번제 준비 방들

38 문기둥들 옆에 방이 있고 입구가 있었다.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39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었다.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잡는 곳이었다.

40 북쪽 문에 올라가는 계단 바깥 이쪽에 상 둘이 있고 현관의 다른 편에 상 둘이 있었다.

41 문 이쪽에 상 넷이요 저쪽에 상 넷이었다. 합계 여덟 상인데 제물을 잡는 상이었다.

42 번제를 위한 상은 다듬은 돌로 만든 넷이었다. 길이는 한 자 반, 너비는 한 자 반, 높이는 한 자였다. 번제와 다른 제물을 잡는 기구들을 그 위에 두었다.

43 현관 안쪽에 손 한 뼘 되는 갈고리들이 사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제물은 상 위에 두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방

44 안쪽 문 바깥에 안쪽 뜰에 방들이 있었다. 북쪽 문 옆에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남쪽 문 옆에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45 그가 내게 말했다.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46 북쪽을 향한 저 방은 제단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사독(Zadok · ㉸ 차독)의 자손들로 레위 자손 가운데서 야훼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를 섬기는 자들이다.”

사독의 자손들 —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맡았던 가문이다. 포로기와 귀환기에 사독 자손들이 제사장직의 합법적 계승자로 인정받았다. 에스겔은 이 가문을 새 성전의 전례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지정한다(44장에서 상세히). 후대 “사두개파(Sadducees)”라는 이름은 이 사독(Zadok) 제사장 가문에서 왔다.

47 그가 뜰을 재니 길이 백 자요 너비 백 자였다. 네모가 반듯했다. 제단은 성전 앞에 있었다.





성전 현관

48 그가 나를 성전 현관으로 이끌어 갔다. 현관 기둥을 재니 이쪽이 다섯 자요 저쪽이 다섯 자였다. 문의 너비는 이쪽과 저쪽이 세 자씩이었다.

49 현관의 길이는 스무 자요 너비는 열두 자였다.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이었다. 기둥들이 이쪽 저쪽에 있었다.

40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긴 장 가운데 하나다. 본문 전체가 수치와 방향으로 가득하다. 고대 독자들에게 이 세밀함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성전이 아무렇게나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야훼 자신이 설계한 공간이라는 신학적 주장이다. 치수가 정확할수록 건축주의 의지가 정확하다. 에스겔은 건축가가 아니라 받아쓰는 자다.



다음 장 — 성전 내부, 지성소, 그리고 성전 담 바깥 방들의 측량이 계속된다.




에스겔 41장 — 성전 본체의 측량


성전 내부

1 그가 나를 성전으로 이끌어 가서 기둥들을 재니 이쪽 너비가 여섯 자요 저쪽 너비가 여섯 자였다. 장막의 너비였다.

2 입구의 너비는 열 자였고 입구 이쪽 벽은 다섯 자요 저쪽도 다섯 자였다. 그가 성전을 재니 길이가 마흔 자요 너비가 스무 자였다.

3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입구 기둥을 재니 두 자였다. 입구는 여섯 자요 입구 너비는 일곱 자였다.

4 그가 성전 안쪽을 재니 길이가 스무 자요 너비가 스무 자였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지성소다.”

지성소(קֹדֶשׁ הַקֳּדָשִׁים — 코데쉬 하코다쉼) — 문자 그대로 “거룩함 중의 거룩함”이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가로세로 각 20규빗(약 9미터)의 정육면체였다(왕상 6:20). 에스겔의 지성소도 같은 치수다. 정육면체 — 완벽한 대칭, 모든 방향이 동등한 형태 — 는 신성한 공간의 완전성을 표상한다.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도 정육면체다(계 21:16). 이 연결이 우연이 아니다.





성전 벽면의 방들

5 그가 성전 벽을 재니 여섯 자였다. 각 옆방의 너비는 네 자였다. 성전 사방에 있었다.

6 옆방들이 층층이 있었다. 아래·중간·위로 세 층이었다. 각 층에 서른 개였다. 그 옆방들은 성전 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성전 벽 바깥 사방에 기둥들이 있었고 옆방들이 거기에 붙어 있었다. 성전 벽 안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7 옆방들은 위로 갈수록 넓었다. 왜냐하면 성전의 보조 구조가 층마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넓었기 때문이다. 아래층에서 중간층으로, 그리고 위층으로.

8 성전 사방으로 높은 기단이 있었다. 옆방들의 기초가 되었다. 온 갈대, 즉 여섯 큰 자였다.

9 옆방 바깥 벽의 두께는 다섯 자였다. 성전의 옆방과 관련된 공간이 있었다.

10 그 방들과 성전 벽 사이에 너비 스무 자의 공간이 성전 사방에 있었다.

11 옆방들의 입구는 공간을 향하고 있었다. 북쪽에 입구가 하나요 남쪽에 입구가 하나였다. 공간의 너비는 온 갈대였다.





성전 서쪽 건물

12 서쪽을 향한 분리된 곳 앞의 건물의 너비는 일흔 자였다. 그 건물 벽의 두께는 사방이 다섯 자였다. 길이는 아흔 자였다.

13 그가 성전을 재니 길이가 백 자였다. 분리된 곳과 그 건물과 그 벽들도 길이가 백 자였다.

14 성전 앞면의 너비와 동쪽 분리된 곳의 너비도 백 자였다.

15 그가 뒤편의 분리된 곳 앞 건물의 길이를 이쪽 저쪽 갤러리들과 함께 재니 백 자였다.

성전 안쪽과 현관 뜰과

16 문지방들과 고정된 창들과 세 층 갤러리들이 있었다. 문지방 반대편에는 마루에서 창들까지 나무로 입혀져 있었고 창들은 덮여 있었다.

17 문 위에서 안쪽 성전까지와 바깥쪽에도 온 벽 사방으로

18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각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었다. 각 그룹에는 얼굴이 둘이었다.

19 사람의 얼굴은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어린 사자의 얼굴은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었다. 성전 안 온 사방에 새겨져 있었다.

그룹들(כְּרוּבִים — 케루빔)과 종려나무들 — 솔로몬 성전의 장식과 같다(왕상 6:29). 그룹은 에스겔 1장의 네 생물과 같은 존재들이다.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그룹들(창 3:24)이 야훼의 어좌 주변과 성전 벽면에 새겨진다. 거룩한 공간을 신성한 경비대가 둘러싸는 형상이다.

20 바닥에서 문 위까지 온 벽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전 내부 기구들

21 성전 문설주는 네모가 반듯했다. 지성소 앞에도 그런 모습이었다.

22 나무 제단이 있었다. 높이는 세 자, 길이는 두 자였다. 귀퉁이들과 바닥과 옆면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은 야훼 앞에 있는 상이다.”

“이것은 야훼 앞에 있는 상이다” — 솔로몬 성전에서 진설병(임재의 빵)을 놓던 상을 가리킨다. 에스겔 41:22는 이것을 제단이라 하면서도 “야훼 앞의 상”이라고 부른다. 성전은 야훼가 거하는 집이고 이 상은 그분 앞의 식탁이라는 이미지다. 1세기 티투스(Titus)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기원후 70년) 성전에서 황금 메노라와 이 진설병 상을 약탈했다. 로마 티투스 개선문(현존)에 그 장면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23 성전과 지성소에 각각 두 문이 있었다.

24 문들에 두 짝씩 있었다. 두 개의 접이문이었다. 이쪽에 두 짝이요 저쪽에 두 짝이었다.

25 성전 문들에는 벽에 새긴 것처럼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었다. 현관 바깥 앞에 나무로 된 지붕이 있었다.

26 현관 이쪽 저쪽 벽에 고정된 창들과 종려나무들이 있었다. 성전의 옆방들과 지붕들도 마찬가지였다.

41장은 성전 측량의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다. 고대 건축 문서로서, 이 장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 연구의 핵심 본문이다. 현대 건축가들이 이 수치를 바탕으로 에스겔 성전의 3차원 모형을 만들었으나 세부 사항들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 설계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다음 장 — 바깥 뜰의 방들과 제사장의 공간을 재는 측량이 이어진다.




에스겔 42장 — 제사장의 방들


북쪽 방들

1 그가 나를 북쪽 바깥 뜰로 이끌어 갔다. 분리된 곳 맞은편과 북쪽 건물 맞은편에 있는 방들로.

2 북쪽 입구 쪽의 길이는 백 자였고 너비는 쉰 자였다.

3 안쪽 뜰의 스무 자와 마주하고 바깥 뜰의 포장된 곳과 마주한 곳에 세 층에 걸쳐 갤러리가 마주 대하고 있었다.

4 방들 앞에 안쪽으로 통로가 있었다. 너비 열 자, 길이 백 자였다. 그 입구들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5 윗 방들은 더 좁았다. 갤러리들이 아랫층과 중간층보다 더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6 세 층이었다. 그 방들에는 뜰의 기둥들 같은 기둥이 없었다. 그래서 윗층들이 아랫층들과 중간층들보다 더 앞으로 나왔다.

7 방들 옆 바깥 담이 바깥 뜰을 향해 있었다. 방들 앞으로 쉰 자였다.

8 바깥 뜰 옆에 있는 방들의 길이는 쉰 자였고 성전 맞은편은 백 자였다.

9 이 방들 아래에는 동쪽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다. 바깥 뜰에서 들어갈 때였다.





남쪽 방들

10 남쪽으로도 분리된 곳과 남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이 있었다.

11 그것들 앞에도 통로가 있었다. 북쪽 방들과 같은 모양이었다. 길이도 너비도 같았고 출구들과 설계도 같았으며 입구들도 같았다.

12 남쪽 방들의 입구와 같이 통로 시작 부분에 입구가 있었다. 그 앞 동쪽에서 들어가는 담 앞이었다.





거룩한 방들의 용도

13 그가 내게 말했다.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분리된 곳을 마주하고 있다. 거룩한 방들이다. 야훼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거기서 지성물을 먹을 것이다. 지성물 —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거기 두겠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14 제사장들이 거기 들어가면 그들이 지성소를 나올 때 거기서 바깥 뜰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섬길 때 입은 옷들을 두어야 한다. 거룩한 옷들이기 때문이다. 다른 옷들로 갈아입은 뒤에야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다.”

제사장의 옷 갈아입기 — 거룩한 공간과 일상 공간 사이에 경계가 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에서 입은 옷을 그대로 입고 백성에게 나오지 못하는 것은 거룩함이 전이될 위험 때문이다. 레위기 10:10은 이 원칙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표현한다. 에스겔의 새 성전도 이 경계를 유지한다. 거룩함은 통제되지 않은 접근으로 오염될 수 있는 섬세한 것으로 묘사된다.





성전 전체 측량

15 그가 안쪽 성전 측량을 마친 뒤 나를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이끌어 내고 사방을 쟀다.

16 동쪽을 측량하는 갈대로 재니 오백 자였다.

17 북쪽을 측량하는 갈대로 재니 오백 자였다.

18 남쪽을 측량하는 갈대로 재니 오백 자였다.

19 그가 서쪽으로 돌아서 측량하는 갈대로 재니 오백 자였다.

20 그가 사방을 쟀다. 사방에 담이 있었다. 길이와 너비가 오백 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오백 자의 정사각형 — 성전 전체 외곽이 완벽한 정사각형이다. 이 경계가 성전의 정의다. 담 안은 거룩하고 담 밖은 속되다. 이 명확한 이분법은 레위기의 정결 체계를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다. 에스겔 성전은 새로운 성전이지만 거룩함과 속됨의 구별이라는 옛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거룩함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가진 것이다.



다음 장 — 야훼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 새 성전으로 돌아온다. 에스겔 10-11장에서 떠났던 바로 그 방향의 역방향이다.




에스겔 43장 — 영광이 돌아오다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 영광

1 그가 나를 동쪽을 향한 문으로 이끌어 갔다.

2 보니 이스라엘(Israel)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많은 물 소리 같았다. 땅이 그 영광으로 빛났다.

3 내가 본 환상은 내가 성읍이 멸망하러 올 때 본 환상과 같았다. 그리고 그발(Chebar) 강가에서 본 환상과도 같았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동쪽에서 오는 영광 — 에스겔 10-11장에서 야훼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다. 그 경로를 추적하면: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10:4),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10:19), 동쪽 문에서 성읍 동쪽 산(올리브산)으로(11:23). 이제 43장에서 영광은 정확히 그 역방향으로 온다 — 동쪽에서, 동쪽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이것은 에스겔 저자의 치밀한 구성이다. 떠남과 돌아옴이 대칭을 이룬다. 망명은 끝날 것이다.

4 야훼의 영광이 동쪽을 향한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왔다.

5 영이 나를 들어서 안쪽 뜰로 데려갔다. 보니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

6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누군가 내게 말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내 옆에 서 있었다.





야훼의 선언

7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것이 내 보좌가 있는 곳이다. 내 발바닥이 쉬는 곳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 이스라엘 족속은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도,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행으로도,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도.

8 그들이 내 문지방 바로 옆에 자기들의 문지방을 두었고 내 문설주 바로 옆에 자기들의 문설주를 두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담 하나만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겨운 것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분노 가운데 그들을 소멸시켰다.

9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음행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하게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

10 사람의 아들아,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서 그들이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여라. 그들이 그 식양을 재어 보게 하여라.

11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하면 성전 양식과 그 예법과 그 출입구들과 그 모든 형태와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하여라. 내가 내린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키게 하여라.

12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산꼭대기 위에서 그 사방의 모든 경계가 지극히 거룩하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성전의 법이다” — 히브리어 ’토랏 하바이트(תּוֹרַת הַבַּיִת)’다. 성전의 토라(가르침). 거룩함은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경계와 규례가 필요하다. 에스겔 성전은 그 규례들을 갖추어야 한다. 야훼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 조건 위에 서 있다.





제단의 치수

13 제단의 치수는 이러했다. 큰 자는 한 자와 손 한 뼘이다. 제단 주변 기초는 한 자이고 너비는 한 자였다. 테두리는 그 사방이 한 뼘이었다. 이것이 제단의 높은 곳이었다.

14 땅 위 기초에서 아랫 선반까지는 두 자였고 너비는 한 자였다. 작은 선반에서 큰 선반까지는 네 자였고 너비는 한 자였다.

15 제단 화로는 네 자였다. 제단 화로 위에서 뿔들이 위로 뻗어 있었다.

16 제단 화로는 사방이 열두 자였다. 사방이 같았다.

17 선반은 열네 자였다. 사방이 같았다. 그 사방 테두리는 반 자였다. 기초는 한 자였다. 계단들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제단 봉헌 규정

18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주 야훼가 말한다. 이것이 제단이 만들어지는 날의 규정이다. 번제를 드리고 피를 뿌리기 위해서다.

19 주 야훼가 말한다.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는 사독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줄 것이다.

20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네 뿔과 선반의 네 귀퉁이와 사방 테두리에 발라라. 이렇게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여라.

21 속죄제 황소를 가져다가 성전 정해진 곳, 성소 바깥에서 불태워라.

22 이튿날 너는 흠 없는 숫염소 하나를 속죄제물로 드려라. 황소로 속죄한 것처럼 제단을 속죄하여라.

23 속죄를 마치면 흠 없는 황소 한 마리와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드려라.

24 야훼 앞에 드려라. 제사장들이 그것들 위에 소금을 뿌리고 야훼에게 번제로 드릴 것이다.

25 칠 일 동안 날마다 속죄제 염소와 황소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를 드려라. 흠이 없어야 한다.

26 칠 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여 봉헌하여라.

27 이 날들이 다 찼을 때 여덟째 날 이후로 제사장들이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제단에서 드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제단 봉헌 칠 일 — 레위기 8-9장의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임직식도 칠 일이었다. 칠 일은 완성의 숫자다. 새 제단도 완성의 기간을 거쳐 사용될 수 있다. 에스겔 성전에서도 이 패턴이 반복된다 — 새로운 시작이지만 옛 거룩한 형식 위에 세워진다.



다음 장 — 동쪽 문은 야훼의 영광이 들어온 뒤 닫힌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의 새 규정이 선포된다.




에스겔 44장 — 닫힌 문과 제사장의 직무


닫힌 동쪽 문

1 그가 나를 바깥 성소의 동쪽 문으로 다시 이끌어 갔다. 그 문은 닫혀 있었다.

2 야훼가 내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닫혀 있을 것이다. 열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야훼 —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닫힌 채 있을 것이다.

3 왕은 왕이니 그가 거기 앉아서 야훼 앞에서 먹을 것이다. 그것은 그 문의 현관 길로 들어오고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닫힌 동쪽 문 — 야훼의 영광이 들어온 뒤 그 문은 봉인된다. 이 이미지는 후대 유대 전통과 기독교 전통 모두에서 강력한 해석을 낳았다. 중세 기독교는 이 닫힌 문을 처녀 마리아의 표상으로 읽었다 — 야훼가 들어오셨으나 그 후에도 닫혀 있는 문.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동쪽 성문(황금문 또는 자비의 문)은 오스만 술탄 술레이만 1세가 16세기에 막아버렸다. 전통적으로 이 문이 에스겔의 문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그 문 앞에 무슬림 묘지가 있다.





이방인과 불충한 레위인

4 그가 나를 북쪽 문 길로 성전 앞으로 이끌어 갔다. 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했다.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5 야훼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마음을 집중하고 눈으로 보아라. 귀로 들어라. 내가 야훼의 성전 모든 규례와 모든 법에 대해 네게 말하는 모든 것. 성전의 입구들과 성소의 모든 출구들에 관하여.

6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역겨운 일로 충분하다.

7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려다가 내 성소 안에 두어 내 성전을 더럽혔다. 너희가 내 음식 — 기름과 피 — 을 드릴 때에.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겨 너희의 모든 역겨운 일에 더했다.

8 너희가 내 거룩한 것들의 직무를 너희 자신을 위해 지키지 않고 내 성소에서 너희를 위해 책임지도록 그들을 세웠다.”





레위인의 강등

9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이방인으로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자는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길을 잃을 때 나를 떠나서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간 레위인들이 있다. 그들이 자기 죄악의 짐을 질 것이다.

11 그들이 내 성소에서 시중꾼들이 될 것이다. 성전 문들을 맡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백성을 위해 번제와 희생제물을 잡고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12 그들이 우상들 앞에서 그들을 섬겼고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 대해 손을 들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이 자기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13 그들이 내게 제사장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내 모든 거룩한 것 —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수치와 자기가 행한 역겨운 것들을 짊어질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성전 직무를 맡는 자로 세울 것이다. 성전의 모든 섬김과 그 안에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위해.”





사독 자손의 제사장 직무

15 “레위 제사장들, 곧 사독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길 잃을 때 내 성소의 직무를 지켰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길 것이다. 기름과 피를 드리기 위해 내 앞에 서는 것은 그들의 일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6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고 내 상에 가까이 나아와 나를 섬기고 내 직무를 지킬 것이다.

사독 자손들의 특권 — 다윗 시대 사독은 예루살렘에서 야훼를 섬긴 제사장이었다(삼하 8:17).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사독이 충성했고(왕상 1:8), 아비아달은 아도니야 편을 들었다가 축출되었다(왕상 2:27).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서 사독 가문을 새 성전 제사장으로 지정한다. 기원전 2세기 예루살렘 제사장직을 장악한 사두개파(Sadducees)의 이름이 이 사독(Zadok, צָדוֹק)에서 나왔다. 그들은 성전 파괴(기원후 70년)와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다.

17 안쪽 뜰 문에 들어올 때 아마포 옷을 입을 것이다. 안쪽 뜰 문들과 성전 안에서 시중 드는 동안 양털 옷을 몸에 걸치지 않을 것이다.

18 머리에는 아마포 터번을 쓰고 허리에는 아마포 속옷을 입을 것이다. 땀나게 하는 것은 입지 않을 것이다.

19 그들이 바깥 뜰로 나와 백성에게 나갈 때 섬기던 옷을 벗어 거룩한 방들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 것이다. 그들의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제사장의 옷 — 거룩함이 전이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제사장의 섬김 옷에 배어든 거룩함이 일상으로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거룩함을 관리하는 신학이다. 레위기 10:10-11에서 아론에게 주어진 명령의 연속이다.

20 그들이 머리를 밀지도 않고 긴 머리도 두지 않겠다. 오직 머리를 다듬어야 한다.

21 제사장이 안쪽 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22 과부나 버림받은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를 취할 것이다.

23 그들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을 알려줄 것이다.

24 다툼이 있으면 그들이 재판에 서서 내 법도대로 판단할 것이다. 내 모든 집회에서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이다.

25 그들이 시체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결혼하지 않은 자매로 인해서는 더럽혀질 수 있다.

26 정결해진 뒤 칠 일을 셀 것이다.

27 그가 성소 안쪽 뜰로 들어가 나를 섬기는 날에 속죄제를 드릴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28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기업이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29 그들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물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30 모든 첫 열매 가운데 처음 것과 모든 예물이 제사장들의 것이다. 너희가 내놓는 첫 반죽도 제사장에게 주어서 네 집에 복이 임하게 하여라.

31 제사장들은 새든 짐승이든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28절) —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서 몫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야훼 자신이 그들의 몫이기 때문이다(민수기 18:20). 에스겔의 새 성전에서도 이 원칙이 유지된다. 제사장의 생계는 예물로, 궁극적으로는 야훼의 선물로 이루어진다. 이 원칙은 후대 기독교 수도원 신학의 “신이 전부요 나의 것”이라는 언어로 이어진다.



다음 장 — 거룩한 구역 분배와 왕의 몫, 절기 규정이 선포된다.




에스겔 45장 — 거룩한 구역과 절기


거룩한 구역 배분

1 “너희가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눌 때 야훼에게 성물로 드릴 것이다. 길이 이만오천 자, 너비 만 자. 그 사방 경계 안은 거룩하다.

2 그 가운데서 성소를 위한 것은 오백 자 사방이고 사방에 쉰 자의 공지가 있다.

3 그 측량에서 길이 이만오천 자, 너비 만 자를 재어라. 거기에 성소가 있을 것이고 지성소가 될 것이다.

4 그 땅의 거룩한 부분은 야훼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것이다. 가까이 나아와 야훼를 섬기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집을 위한 자리가 되고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5 이만오천 자 길이와 만 자 너비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스무 개의 방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6 거룩한 구역 옆으로 너비 오천 자, 길이 이만오천 자를 이스라엘 온 족속을 위해 성읍의 소유로 줄 것이다.





왕의 몫

7 왕을 위한 것은 거룩한 구역 양쪽에 있다. 거룩한 구역과 성읍 소유지 옆. 서쪽으로는 서쪽, 동쪽으로는 동쪽이다. 길이는 각 지파의 부분들과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까지다.

8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그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억압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땅을 줄 것이다. 각 지파대로.”





왕들에게 경고

9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의 왕들아, 충분하다. 폭력과 약탈을 그치어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라. 내 백성에게서 착취하는 것을 제거하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다.

10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밧을 써야 한다.

11 에바와 밧은 같은 분량이어야 한다. 밧은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고 에바도 호멜의 십분의 일을 담는다. 그 규격은 호멜을 기준으로 한다.

12 세겔은 스무 게라다. 이십 세겔, 이십오 세겔, 십오 세겔이 너희의 한 미나가 될 것이다.

도량형 규정 — 아모스(8:5), 호세아, 미가가 부정한 저울추로 백성을 착취한 것을 고발했다. 에스겔의 새 성전 질서는 종교 규정만이 아니라 경제 정의를 포함한다. 거룩한 공동체는 정직한 무게로 거래하는 공동체다. 레위기 19:36, 신명기 25:13-15의 반복이다.





왕이 드릴 예물

13 “너희가 드려야 할 성물이 이것이다. 밀 호멜의 육분의 일 에바, 보리 호멜의 육분의 일 에바.

14 기름에 대한 정해진 몫 — 기름 고르의 십분의 일이다. 열 밧이 한 고르다. 열 밧은 한 호멜이다. 열 밧이 한 호멜이기 때문이다.

15 이스라엘의 물 대는 목장에서 양 떼 이백 마리 중 양 한 마리를 드려라.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위해서다. 그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16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이 성물을 이스라엘 왕에게 줄 것이다.

17 절기들과 초하루들과 안식일들에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절기에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것은 왕의 책임이다.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다.”





유월절 규정

18 주 야훼가 말한다.

“첫째 달 첫째 날에 흠 없는 황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라.

19 제사장이 속죄제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들과 제단 선반 네 귀퉁이들과 안쪽 뜰 문설주들에 바를 것이다.

20 그달 칠일에도 실수로 죄를 범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을 위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전을 속죄하여라.

21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Passover · ㉸ 파스카)이 있을 것이다. 칠 일 절기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22 그 날에 왕이 자기와 그 땅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제 황소를 드려야 한다.

23 절기 칠 일 동안 왕이 야훼에게 번제를 드린다. 매일 흠 없는 황소 일곱과 숫양 일곱이다. 매일 속죄제 염소 하나다.

24 소제도 황소 하나에 에바 하나, 숫양 하나에 에바 하나씩 준비한다. 기름도 에바 하나에 힌 하나씩이다.





초막절 규정

25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 절기에 칠 일 동안 그는 이와 같이 할 것이다. 속죄제, 번제, 소제, 기름이 같다.”

절기 규정 — 에스겔의 새 성전 달력은 레위기 23장, 민수기 28-29장의 절기 규정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오순절이 빠져 있고 속죄일(욤 키푸르)이 명시되지 않는다. 학자들은 이것이 에스겔의 미완성 기록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수정인지를 두고 논의한다. 에스겔 성전의 절기 체계는 후대 제2성전기 유대교의 절기 달력과 조정 과정을 거쳤다.



다음 장 — 성전 문들의 사용 규정과 왕의 예배 자리, 그리고 매일의 번제에 관한 규정이 이어진다.




에스겔 46장 — 문들의 사용과 왕의 예배


안쪽 뜰 동쪽 문 규정

1 주 야훼가 말한다.

“안쪽 뜰의 동쪽 문은 일하는 육 일 동안은 닫혀 있겠다.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에도 열 것이다.

2 왕이 바깥에서 이 문 현관 길을 통해 들어와 문의 문설주 옆에 서 있을 것이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그가 문 입구에서 절하고 나갈 것이다. 그 문은 저녁까지 닫히지 않을 것이다.

3 그 땅의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야훼 앞에 절할 것이다.

왕의 자리 — 왕은 제사장이 아니다. 그는 현관 문설주 옆에 서 있다.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사를 직접 드리지 않는다. 에스겔 성전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된다.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들이 제사장 직무를 침범했던 역사(사울, 웃시야 등)에 대한 교정이다. 사울은 제사장 직무를 침범했다가 왕위를 잃었고(삼상 13장), 웃시야는 성전에서 분향하려다 문둥병을 얻었다(대하 26장).

4 안식일에 왕이 야훼에게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과 흠 없는 숫양 하나다.

5 소제는 숫양 하나에 에바 하나, 어린 양들에게는 드리고 싶은 만큼이다. 기름은 에바 하나에 힌 하나다.

6 초하루에는 흠 없는 황소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과 숫양 하나를 드릴 것이다. 흠이 없어야 한다.

7 소제는 황소에 에바 하나, 숫양에 에바 하나를 드리고 어린 양들에게는 드리고 싶은 만큼이다. 기름은 에바 하나에 힌 하나다.





왕과 백성의 출입

8 왕이 들어올 때는 문 현관 길로 들어오고 같은 길로 나갈 것이다.

9 그 땅의 백성이 절기에 야훼 앞에 올 때 북쪽 문으로 들어와 예배하러 온 자는 남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남쪽 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쪽 문으로 나갈 것이다. 들어온 문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각자 맞은편으로 나갈 것이다.

10 왕은 그들이 들어올 때 그들과 함께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 것이다.

흐름의 통제 — 절기에 대규모 군중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 한쪽으로 들어오고 반대쪽으로 나가는 것은 군중 관리의 실제적 지혜다. 하지만 신학적 의미도 있다. 야훼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같은 길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다. 성전을 통과하면 사람이 달라진다.





자원 예물과 매일의 번제

11 “절기와 성회 때의 소제는 황소 하나에 에바 하나, 숫양 하나에 에바 하나를 드린다. 어린 양들에게는 드리고 싶은 만큼이고 기름은 에바 하나에 힌 하나다.

12 왕이 야훼에게 자원하여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려 할 때는 동쪽을 향한 문을 그를 위해 열 것이다. 그가 안식일에 드리는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다. 그런 뒤 그가 나가면 그 문은 그가 나간 뒤 닫힐 것이다.

13 매일 아침 흠 없는 일 년 된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드릴 것이다. 매일 아침 드릴 것이다.

14 소제를 그것과 함께 매일 아침 드린다. 기름으로 적신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다. 야훼에게 드리는 소제다. 영원한 규례다.

15 어린 양과 소제와 기름을 매일 아침 드릴 것이다. 항상 드리는 번제다.”





왕의 땅 분배 규정

16 주 야훼가 말한다.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주면 그것은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상속 재산이다.

17 그러나 왕이 자기 종들에게 주면 그것은 종들의 것이 된다. 해방의 해까지만이다. 그 뒤에는 왕에게 돌아온다. 왕의 유산은 오직 아들들에게만 있을 것이다.

18 왕이 백성의 유산을 가로채서 그들의 소유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소유에서만 아들들에게 유산을 줄 것이다. 내 백성이 각자의 소유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왕의 땅 규정 — 사무엘이 왕정의 폐해로 경고한 것(삼상 8:14) 가운데 하나가 왕이 땅을 빼앗는 것이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왕상 21장)이 그 실현이었다. 에스겔은 새 성전 질서에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금한다. 왕은 자기 몫이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백성의 땅을 탐하지 않는다.





성전의 부엌들

19 그가 나를 문을 통해 제사장들의 방들로 이끌어 갔다. 북쪽을 향한 방들이었다. 보니 서쪽 맨 끝에 공간이 있었다.

20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삶고 소제를 구울 곳이다. 바깥 뜰로 내어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21 그가 나를 바깥 뜰로 이끌어 가고 뜰의 네 모퉁이를 지나가게 했다. 보니 뜰의 각 모퉁이에 작은 뜰이 있었다.

22 뜰의 네 모퉁이에 작은 뜰들이 있었는데 사방으로 마흔 자 길이에 서른 자 너비였다. 네 모퉁이가 같은 크기였다.

23 그 안에 사방으로 돌로 쌓은 것이 있었다. 그 아래 사방으로 불 지피는 곳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24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들이 부엌들이다. 성전 시중꾼들이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다.”

성전의 부엌 — 성전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지만 동시에 실제 불을 피우고 고기를 삶는 장소다. 영적 현실과 물질적 현실이 함께 있다. 백성의 화목제물을 삶아 나누어 먹는 것 —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 예배의 실제 모습이었다. 성전 예배는 추상적 의식만이 아니라 공동 식사를 포함했다.



다음 장 —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발목, 그다음은 무릎, 허리, 마침내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된다.




에스겔 47장 — 성전에서 흐르는 강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

1 그가 나를 성전 문으로 다시 이끌어 갔다.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서 물이 나오고 있었다. 동쪽을 향해서였다. 성전의 앞면은 동쪽이었다. 물이 제단 남쪽 성전 오른쪽 아래서 흘러내렸다.

2 그가 나를 북쪽 문 길을 통해 이끌어 내고 바깥 길로 돌려서 동쪽 바깥 문으로 이끌어 갔다.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전 오른쪽 아래 — 솔로몬 성전에는 놋바다라는 대형 물 저장조가 성전 오른편(남동쪽)에 있었다(왕상 7:39). 에스겔이 본 물은 인공 저장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성전 문지방 자체에서 솟아난다. 건물 안에서 밖으로, 그리고 동쪽으로 흘러 이스라엘 땅을 적신다. 이 물의 근원은 야훼의 임재다. 임재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신학이 지리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점점 깊어지는 강

3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갈 때 손에 줄을 들고 있었다. 천 자를 재고 나를 그 물을 건너가게 했다. 물이 발목까지 찼다.

4 다시 천 자를 재고 나를 그 물을 건너가게 했다. 물이 무릎까지 찼다. 다시 천 자를 재고 나를 건너가게 했다. 물이 허리까지 찼다.

5 다시 천 자를 재었다. 강이었다.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쳐야 할 만큼이었다. 건너지 못할 강이었다.

네 단계의 물 — 발목·무릎·허리·헤엄. 각각 천 자(약 500미터) 간격이다. 강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강이 자란다. 이 점층이 핵심이다. 처음에는 건널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학적으로: 야훼의 임재가 주는 생명은 조금씩 관리하거나 도강(渡江)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압도하는 것이다. 계시록 22:1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이 본문을 직접 가져간다.





강가에서

6 그가 내게 말했다.

“사람의 아들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나를 이끌고 강가로 돌아갔다. 7 돌아오니 강 양쪽에 나무가 심히 많았다.

8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나가서 아라바(Arabah — 요단 강 남쪽 골짜기)로 내려가서 바다(Dead Sea — 사해)로 들어간다. 거기로 들어가서 물이 짜지 않게 된다.

9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들이 살 것이다.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다. 이 물이 거기로 이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닷물이 되어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10 거기에 어부들이 서 있을 것이다. 엔게디(En-gedi · ㉸ 에인 게디)에서부터 엔에글라임(En-eglaim)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처럼 각종으로 심히 많을 것이다.

사해가 살아난다 — 사해(히브리어 יַם הַמֶּלַח — 얌 하멜라흐, 소금 바다)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해수면 아래 약 430미터)에 있고 염도가 일반 바다의 약 10배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물이 이 죽음의 바다에 흘러들어 생명의 바다가 된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 오아시스(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은 곳, 삼상 24장)이고 지금도 담수 샘이 있다. 2023년 사해 수면이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다 — 에스겔의 환상은 생태 위기의 맥락에서 다시 읽힌다.

11 그러나 습지와 늪은 짜게 될 것이다. 소금을 내는 곳이 될 것이다.

12 강 양쪽에는 각종 먹을 것이 되는 나무들이 자랄 것이다.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는다. 매달 첫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물 대는 까닭이다. 그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잎은 약이 될 것이다.”

“잎은 약이 될 것이다” — 계시록 22:2의 마지막 표현이 여기서 온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시키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12에서 계시록 22장으로 이어지는 직선이 있다. 성전 물 → 강 → 사해 소생 → 강가 나무 → 치료하는 잎. 이 이미지 연쇄 전체가 “생명수의 강” 신학의 원형이다.





땅의 경계

13 주 야훼가 말한다.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눌 땅의 경계다. 요셉에게는 두 몫이다.

14 너희가 이것을 물려받을 것이다. 서로 같게. 내가 손을 들어 그것을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했다. 이 땅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떨어질 것이다.

15 이것이 땅의 경계다. 북쪽으로는 큰 바다에서부터 헤들론(Hethlon) 길로 하맛(Hamath) 어귀까지. 스닷(Zedad · ㉸ 츠닷),

16 베로다(Berothah), 시브라임(Sibraim)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 경계와 하맛 경계 사이에 있는. 하살하디곤(Hazer-hatticon) 하우란(Hauran) 경계 옆에 있는.

17 경계가 바다에서 다메섹 경계 북쪽에 있는 하살에논(Hazar-enon)까지. 북쪽으로는 하맛 경계가 북쪽 경계다.

18 동쪽으로는 하우란, 다메섹, 길르앗 사이와 이스라엘 땅, 요단강 사이를 잴 것이다. 북쪽 경계에서 동쪽 바다까지. 이것이 동쪽 경계다.

19 남쪽으로는 다말(Tamar)에서부터 므리봇 가데스(Meribath-kadesh) 물들까지. 이집트 강으로 이어져 큰 바다까지. 이것이 남쪽 경계다.

20 서쪽으로는 큰 바다다. 남쪽 경계 맞은편에서 하맛 어귀 맞은편까지. 이것이 서쪽 경계다.

“이집트 강” — 대개 오늘날의 와디 엘 아리쉬를 가리킨다. 시나이 반도와 가나안의 역사적 경계선이다. 에스겔의 새 땅 경계는 민수기 34장에 기록된 가나안 약속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과거의 약속이 새 형태로 회복된다.





이방인의 권리

21 “이 땅을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눌 것이다.

22 너희가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유산으로 줄 것이다. 이방인들은 자녀를 낳았고 너희 가운데 살았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본토박이처럼 여겨질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유산으로 그들과 함께 제비 뽑을 것이다.

23 이방인이 거주하는 지파에서 거기서 그의 유산을 줄 것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이방인의 땅 상속 — 이것은 에스겔 시대에 혁명적인 선언이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방인들은 땅에서 쫓겨났다. 이제 에스겔은 새 공동체에서 이방인이 이스라엘인과 같은 권리로 땅을 나눠받는다고 선언한다. 나그네와 이방인을 대하는 것의 방향이 바뀐다. 이 원칙이 이사야 56장(“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함께 성경 속 보편주의의 한 축을 이룬다.



다음 장 — 열두 지파의 땅 분배가 완성된다. 그리고 회복된 도시의 마지막 이름이 선포된다.




에스겔 48장 — 열두 지파의 땅, 그리고 여호와 삼마


북쪽 지파들

1 “지파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하맛 어귀 방향, 다메섹 경계를 따라 하맛 어귀까지 — 북쪽에서 동쪽까지 — 단(Dan)에게 한 몫이다.

2 단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아셀(Asher · ㉸ 아세르)에게 한 몫이다.

3 아셀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에게 한 몫이다.

4 납달리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에게 한 몫이다.

5 므낫세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에브라임(Ephraim · ㉸ 에프라임)에게 한 몫이다.

6 에브라임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르우벤(Reuben)에게 한 몫이다.

7 르우벤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유다(Judah)에게 한 몫이다.

지파 순서 — 에스겔의 지파 배치는 민수기나 여호수아의 것과 다르다.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첩들의 아들들이 섞여 새 순서를 만들어낸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열두 몫으로 배치된다. 가나안 정복 이후 정착한 실제 지리와도 다르다. 에스겔은 역사적 지형이 아니라 이상적 공동체의 청사진을 그린다.





거룩한 구역

8 유다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너희가 드려야 할 성물이다. 너비 이만오천 자요 길이는 다른 각 몫과 같다. 동쪽에서 서쪽까지다.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9 너희가 야훼에게 드릴 성물이 있다. 길이 이만오천 자요 너비 만 자다.

10 이것들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룩한 성물이다. 북쪽으로 이만오천 자요 서쪽으로 만 자요 동쪽으로 만 자요 남쪽으로 이만오천 자다. 야훼의 성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11 이것은 사독(Zadok)의 자손들 가운데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잃을 때에도 레위인들이 잘못을 범한 것처럼 잘못을 범하지 않고 내 직무를 지킨 자들이다.

12 땅의 드림, 지극히 거룩한 것. 레위인들의 경계 옆이다.

13 레위인들도 제사장들의 경계 옆에 길이 이만오천 자요 너비 만 자다. 전체 길이는 이만오천이요 너비는 만이다.

14 그들이 이것에서 팔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처음 것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야훼에게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읍의 구역

15 오천 자의 너비가 남는다. 이만오천 자 옆으로. 거룩하지 않은 곳이다. 성읍을 위한 것이다. 주거지와 목장을 위해. 성읍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16 이것이 성읍의 치수다. 북쪽으로 사천오백 자요 남쪽으로 사천오백 자요 동쪽으로 사천오백 자요 서쪽으로 사천오백 자다.

17 성읍의 목장은 북쪽으로 이백오십 자요 남쪽으로 이백오십 자요 동쪽으로 이백오십 자요 서쪽으로 이백오십 자다.

18 거룩한 드림 옆으로 남은 것의 길이다. 동쪽으로 만 자요 서쪽으로 만 자다. 거룩한 드림 옆으로. 그 결과가 성읍 일꾼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19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성읍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을 경작할 것이다.





왕의 몫

20 드림 전체가 이만오천 자에 이만오천 자다. 네모가 반듯하다. 너희가 성읍 소유와 함께 거룩한 드림으로 드릴 것이다.

21 성물 드림과 성읍 소유 양쪽에 남은 것이 왕의 것이 될 것이다. 거룩한 드림 이만오천 자 옆으로 동쪽 경계까지가 왕의 것이다. 서쪽으로도 이만오천 자 옆으로 서쪽 경계까지가 왕의 것이다. 거룩한 드림 양쪽이 왕의 몫이다. 거룩한 드림과 성전 성소가 그 가운데 있다.

22 레위인의 소유에서부터와 성읍 소유에서부터 왕의 몫 가운데 있는 것은 유다 경계와 베냐민 경계 사이에 있다. 그것은 왕의 것이다.





남쪽 지파들

23 나머지 지파들의 것은 이러하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에게 한 몫이다.

24 베냐민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시므온(Simeon · ㉸ 시메온)에게 한 몫이다.

25 시므온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잇사갈(Issachar · ㉸ 이사카르)에게 한 몫이다.

26 잇사갈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스불론(Zebulun · ㉸ 즈불룬)에게 한 몫이다.

27 스불론 경계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까지 — 갓(Gad · ㉸ 가드)에게 한 몫이다.

28 갓 경계에서부터 남쪽 경계는 다말에서부터 므리봇 가데스 물들까지 이집트 강으로 이어져 큰 바다까지다.

29 이것이 너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눌 땅이다. 이것들이 그들의 몫이다.”

주 야훼의 말씀이다.

새로운 땅 분배 — 여호수아의 가나안 분배는 싸워서 얻은 땅이었고 자연 지리에 맞게 불규칙했다. 에스겔의 분배는 동에서 서로 수평으로 자른 가지런한 띠들이다. 지리가 아니라 신학이 지배하는 분배다. 각 지파가 정확히 같은 너비의 땅을 받는다 — 불평등의 역사를 지운 새 출발이다.





성문들의 이름

30 “이것들이 성읍의 출구들이다. 북쪽을 재니 사천오백 자다.

31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다. 북쪽으로 문이 셋이다. 하나는 르우벤 문이고 하나는 유다 문이고 하나는 레위 문이다.

32 동쪽으로 사천오백 자이고 문이 셋이다. 하나는 요셉 문이고 하나는 베냐민 문이고 하나는 단 문이다.

33 남쪽으로 사천오백 자이고 문이 셋이다. 하나는 시므온 문이고 하나는 잇사갈 문이고 하나는 스불론 문이다.

34 서쪽으로 사천오백 자이고 문이 셋이다. 하나는 갓 문이고 하나는 아셀 문이고 하나는 납달리 문이다.

35 사방이 만팔천 자다.





마지막 이름

그 날 이후로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YHWH-Shammah — 야훼 거기 계시다)

일 것이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두 단어 — “יְהוָה שָׁמָּה(야훼 삼마)”. 야훼께서 거기 계신다. 이 이름이 책 전체의 종결이다.

에스겔 1장에서 야훼의 영광이 포로지의 그발 강가에 나타났다. 10장에서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 동쪽 문으로, 그 다음 올리브산으로. 11장에서 그 영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났다. 그리고 43장에서 영광이 동쪽에서 새 성전으로 돌아왔다. 이제 48장의 마지막 이름이 그 모든 여정의 결론을 내린다: 야훼 거기 계신다. 성읍이 새 이름을 받는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야훼의 임재가 이름이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이다. 그 씨름의 끝이 이것이다: 야훼 거기 계신다. 더 이상 씨름이 필요 없다. 임재가 영원하다.

계시록 21:3 —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에스겔 48:35의 신약 메아리다. 그리고 계시록 21:22 —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에스겔은 성전을 측량했고 계시록은 성전이 필요 없어진 세계를 그린다. 성전의 목적이 성취되면 성전은 사라진다. 임재가 직접이기 때문이다.

에스겔 — 기원전 593년에 부름을 받았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다. 포로의 땅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 곡과 마곡이 패배하는 것을 보았다. 새 성전을 측량했다. 성전에서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도시의 이름을 들었다. 그 이름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단어다. 야훼 거기 계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에스겔서 끝.


[image: 다니엘 표지]








다니엘

바벨론 궁의 네 청년 — 사자 굴과 묵시.




다니엘 조망

다니엘은 1차 포로(BC 605)로 끌려간 청년. 전반 6장은 궁중 이야기(채소·금 신상·풀무불·꿈·벽의 글씨·사자 굴), 후반 6장은 묵시 환상(네 짐승·숫양과 숫염소·70주·마지막 환상).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장 직접적인 다리 — ‘인자 같은 이’(7:13) → 예수의 자기 호칭.


1부 · 궁중 이야기 (1~6장)

채소·금 신상·사자 굴



2부 · 환상 (7~12장)

네 짐승·70주·마지막 날




다니엘 1장 — 채소와 물


바빌론으로 끌려가다

1 유다 왕 여호야김(Jehoiakim · ㉸ 여호야킴) 삼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느부카드네자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2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의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느부갓네살이 그것들을 시날(Shinar) 땅, 자기 신의 신전으로 가져가 신전 창고에 들여놓았다.

시날 —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명이다(창 11:2). 바빌로니아 전역을 가리키는 고대 히브리어 표현. 다니엘서가 첫 절에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독자에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된 긴장의 연속선 위에 있는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BC 605년.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Carchemish) 전투에서 이집트를 꺾고 시리아-팔레스타인 전역을 장악한 직후다. 다니엘서는 이 첫 유다 포로 물결(BC 605년)을 배경으로 시작한다. 역사적으로 세 차례 유다인 포로 이송이 있었다 — BC 605년, BC 597년, BC 587년.





선발된 청년들

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Ashpenaz · ㉸ 아슈프나즈)에게 명령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의 집안과 귀족 집안 출신의 청년들 몇을 데려오라고 했다.

4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하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이 넉넉하고 학문을 갖춰 왕궁에 설 만한 청년들, 곧 갈대아인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기에 알맞은 이들이어야 했다.

5 왕이 그들에게 날마다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정해주었다. 삼 년을 그렇게 교육한 뒤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였다.

6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으로 다니엘(Daniel)과 하나냐(Hananiah · ㉸ 하난야)와 미사엘(Mishael)과 아사랴(Azariah · ㉸ 아자르야)가 있었다.

7 환관장이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Belteshazzar · ㉸ 벨트샤차르), 하나냐는 사드락(Shadrach · ㉸ 샤드락), 미사엘은 메삭(Meshach), 아사랴는 아벳느고(Abednego · ㉸ 아벳네고)라고 불렀다.

이름 교체 — 바빌론의 공식적 동화 전략이었다. 히브리어 이름들은 각자 하나님을 가리켰다. 다니엘(“하나님이 나의 재판관”), 하나냐(“야훼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냐”), 아사랴(“야훼가 도우셨다”). 새 이름들은 바빌론 신들(벨·아크·느보)과 연결된다. 이름을 바꿔도 그들이 누구인지는 바뀌지 않았다.





왕의 음식을 거절하다

8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뜻을 정했다. 환관장에게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9 하나님이 다니엘을 환관장의 눈앞에서 은혜와 자비를 받게 하셨다.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이 너희 음식과 음료를 정하셨다. 너희 얼굴이 같은 나이 또래 청년들보다 수척해지면, 왕 앞에서 나의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

11 다니엘이 환관장이 자기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긴 관리에게 말했다.

12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채소만 주고 물만 마시게 하십시오.

13 그런 다음 왕의 음식을 먹는 청년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고, 보이는 대로 종들을 처우해주십시오.”

14 그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열흘 동안 시험해보았다.

15 열흘이 지나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청년들보다 더 좋고 살이 더 올랐다.

16 그리하여 관리가 그들에게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치우고 채소를 주었다.

왕의 음식 거절이 왜 중요했는가 — 당시 궁중 식탁에 오른 음식들은 바빌론 신들에게 먼저 바친 것이 관례였다. 레위기 음식법(정결법)과도 충돌했다. 다니엘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식이 선택이 아니라, 어느 신을 섬기는가에 대한 선언이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시다

17 이 네 청년에게 하나님이 모든 글과 지혜에 통달하는 지식과 기술을 주셨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받았다.

18 왕이 정한 기간이 끝나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갔다.

19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모든 청년들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 한 자가 없었다.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

20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모든 일에서 왕이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왕국의 모든 마술사와 점성술사보다 열 배나 나았다.

21 다니엘은 고레스(Cyrus · ㉸ 키루스) 왕 원년까지 계속 거기 있었다.

고레스 원년은 BC 539년이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BC 605년부터 계산하면 66년. 청년으로 시작하여 노인으로 끝난 이야기다. 다니엘서는 이 한 줄로 주인공의 전체 생애를 압축한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으로, 바빌론 점령 후 포로들의 귀환을 허용한 왕이다.

다음 장 —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다. 꿈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고 해석을 요구한다.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이다.




다니엘 2장 — 큰 신상의 꿈


왕이 꿈을 꾸다

1 느부갓네살 왕위 이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2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마법사들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오라고 했다. 꿈을 해석해달라고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3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마음이 번민하여 그 꿈을 알고 싶다.”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어로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왕의 종들에게 꿈을 말씀해주시면 그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7장 말미까지 본문이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뀐다. 아람어는 당시 근동 국제어였다. 다니엘서는 히브리어(1:1-2:4a, 8-12장)와 아람어(2:4b-7:28)가 섞인 이중언어 책이다. 아람어 부분이 제국들의 흥망과 하나님 나라를 다루는 신학적 중심이다.

5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대답했다.

“내 말은 확정됐다.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리지 못하면 너희는 갈갈이 찢기고 너희 집은 거름 더미가 될 것이다.

6 그러나 꿈과 그 해석을 알리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예를 내게서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라.”

7 그들이 다시 대답했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주시면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 왕이 대답했다.

“너희가 분명히 시간을 벌려는 것을 내가 안다. 내 말이 확정된 것을 알기 때문이다.

9 너희가 꿈을 내게 알리지 못한다면, 너희 해석도 내게 알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거짓되고 부패한 말로 시간을 벌려 한다. 그러므로 꿈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 너희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10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크고 강한 왕도 이런 것을 마술사나 점성술사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11 왕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릴 자가 없는데, 신들은 육신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12 이 때문에 왕이 매우 화가 나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했다.

13 명령이 내려지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찾아 죽이려 했다.





다니엘이 간청하다

14 그 때 다니엘이 지혜와 분별력으로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간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Arioch · ㉸ 아르욕)에게 대응했다.

15 아리옥에게 물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사연을 알려주었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간청했다. 꿈의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17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동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사연을 알렸다.

18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비밀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구하라고 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 나머지와 함께 다니엘과 동료들이 죽지 않도록.

19 그 때 이 비밀이 밤의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





다니엘의 찬송

20 다니엘이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받으시기를.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이니,

21 그분은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22 그분은 깊고 비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고 빛이 그분과 함께 있다.

23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당신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당신이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며 내가 간청한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리옥을 통해 왕에게 나아가다

24 이에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들어가서 말했다.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 아리옥이 서둘러 다니엘을 왕 앞에 데리고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었다.

“유다 포로 가운데서 왕에게 해석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26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에게 물었다.

“네가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릴 수 있겠느냐?”

2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이 요구하시는 비밀은 지혜자나 점성술사나 마술사나 점쟁이가 왕에게 알릴 수 없는 것입니다.

28 그러나 하늘에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왕의 꿈, 왕께서 침상에서 보신 환상이 이것입니다.





꿈 — 큰 신상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실 때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0 이 비밀은 내가 살아 있는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서 내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고 왕이 마음속 생각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1 왕이여, 왕이 보셨습니다 — 크고 빛나는 한 신상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 형상이 무서웠습니다.

32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이고,

33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34 왕이 보시는 동안 손대지 않고 뜬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인 발을 쳤습니다. 그것들이 부서졌습니다.

35 그 때 철과 진흙과 청동과 은과 금이 다 함께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되어 바람이 그것을 쓸어가니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커다란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꿈의 해석

36 이것이 그 꿈입니다.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37 왕이여, 왕은 왕들 중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38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들짐승과 하늘 새도 왕의 손에 주시어 왕이 그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바로 금 머리입니다.

39 왕 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동 나라가 일어나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40 넷째 나라는 철처럼 강할 것입니다. 철은 모든 것을 부수고 쳐부수기 때문입니다. 부수는 철처럼 이 나라가 모든 것을 부수고 짓밟을 것입니다.

41 왕이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 나라는 분열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보신 것처럼 철의 강함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42 발가락들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것처럼, 그 나라가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할 것입니다.

43 왕이 철이 진흙과 섞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일 것이나 서로 단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이 진흙과 합하지 않음같이.

44 이 왕들의 날에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부수고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설 것입니다.

45 손대지 않고 산에서 뜬 돌이 철과 청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순 것을 왕이 보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후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은 믿을 만합니다.”

네 제국 — 이 신상을 어느 나라들로 볼 것인가는 오래된 논쟁이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 금(바빌론) → 은(메대-페르시아) → 청동(그리스/알렉산드로스) → 철(로마). 유대교 일부 해석은 로마 대신 다른 나라를 본다. 다니엘서 자체는 명시하지 않는다. 본문은 해석을 열어둔다.

‘손대지 않고 뜬 돌’ — 인간 손으로 만들지 않은 왕국.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 인간의 제국들은 차례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왕이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하다

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음식과 향을 그에게 드리라고 했다.

47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의 신이시며 왕들의 주재시며 비밀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로다. 네가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었다.”

48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많은 큰 선물을 주어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빌론 모든 지혜자들의 수장으로 삼았다.

49 다니엘이 왕에게 간청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 일을 맡게 했다. 다니엘 자신은 왕의 문에 있었다.

다음 장 — 느부갓네살이 꿈속 금 머리를 현실에 세운다. 높이 27미터의 금 신상. 그리고 그것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으로.




다니엘 3장 — 풀무불 속 네 번째 사람


금 신상을 세우다

1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었다. 높이 육십 규빗, 넓이 여섯 규빗. 두라(Dura) 평원에 세웠다. 바빌론 지방이었다.

높이 육십 규빗은 약 27미터. 너비 여섯 규빗은 약 2.7미터. 비율이 이상하다 — 실제 사람 형태보다 훨씬 가늘고 높다. 학자들은 이 신상이 사람 형태 전체가 아니라 기단 위에 세워진 신상이었을 것으로 본다. 두라 — 바빌론 남부 평원.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2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들과 지사들과 관할자들과 행정관들과 재무관들과 재판관들과 법관들과 지방의 모든 통치자들을 모여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오도록 했다.

3 그들이 다 모여 신상 앞에 섰다.

4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자들에게 명하노라.

5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비파와 하프와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

6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7 그러므로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들의 백성이 다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했다.





고발

8 그 때 갈대아 사람들이 나아와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9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10 왕이여, 왕이 명하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비파와 하프와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금 신상에 절하라고 하셨습니다.

11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2 그런데 왕이 바빌론 지방 일을 맡기신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13 느부갓네살이 분노와 격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했다.

14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냐?

15 이제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비파와 하프와 백파이프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좋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세 사람의 대답

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 문제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8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 이 한 마디가 이 장의 핵심이다. 구출을 보장받지 않고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 결과 계산이 아니라 선택이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풀무불

19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 분노로 얼굴빛이 바뀌었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피우라고 명했다.

20 군대의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다.

21 이 사람들이 바지와 속옷과 겉옷과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결박되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

22 왕의 명령이 급하고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간 사람들이 그 불꽃에 타 죽었다.

23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네 번째 사람

24 그 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났다. 신하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것이 세 사람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왕이여.”

25 왕이 대답했다.

“보라, 내가 네 사람이 풀려 불 가운데 거니는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이 상하지 않고 넷째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다.”

26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문에 다가가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나오라. 이리로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서 나왔다.

27 총독들과 지사들과 관할자들과 왕의 신하들이 모여 이 사람들의 몸에 불이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았다.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옷도 상하지 않았고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

‘신의 아들 같다’ —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아람어로 쓴 이 구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쓴 표현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 같은 이’(아람어: bar-elahin)다. 이방 왕이 천상적 존재를 묘사하는 방식이다. 누구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기독교 전통은 그리스도의 현현(顯現, Christophany)으로 읽어왔다. 유대교 전통은 천사로 본다. 본문은 확정하지 않는다.





왕의 선포

28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분이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경배하기보다 자기 몸을 버린 자들이다.

29 그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린다. 어떤 민족이나 나라나 언어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갈갈이 찢기고 그 집이 거름 더미가 될 것이다. 이처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30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형통하게 했다.

다음 장 — 왕이 직접 편지를 쓴다. 자기가 경험한 일을 온 제국에 알린다. 이번에는 그 자신이 가장 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




다니엘 4장 — 큰 나무와 일곱 해의 광기


왕의 편지

1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 쓴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리기를 기뻐하노라.

3 그 이적이 얼마나 크며 그 기사가 얼마나 강한가.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통치는 대대에 미치리로다.”





나무 꿈

4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서 평안하고 내 왕궁에서 형통하였다.

5 내가 꿈을 꾸었는데 두렵고 침상에서 얻은 환상과 내 머리에서 받은 이상이 나를 두렵게 했다.

6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게 했다. 꿈의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고 했다.

7 마술사들과 점성술사들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나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지 못했다.

8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하며,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

9 내가 그에게 말했다.

“마술사들의 두목 벨드사살이여,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고 어떤 비밀도 네게 어렵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꿈에서 본 환상과 그 해석을 내게 알려다오.”

10 나 침상에서 내 머리에 보인 환상이 이것이니라.

“내가 보았더니 땅 한가운데 나무 하나가 있고 그 높이가 높았다.

11 나무가 자라서 강해져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보일 만했다.

12 잎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모든 자의 먹을 것이 될 수 있었다.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고 하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으로 먹이를 얻었다.

13 내가 침상에서 받은 머리의 이상 중에 보았더니 거룩한 파수꾼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

14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고 열매를 헤치고 그 아래 짐승들을 떠나게 하고 그 가지에서 새들을 날아가게 하라.

15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철과 청동 줄로 묶어두라. 들풀 가운데 있게 하라. 하늘 이슬에 젖게 하며 들짐승들과 함께 풀을 먹게 하라.

16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게 되고 짐승의 마음을 받을 것이다. 그에게 일곱 때가 지나가게 하라.

17 이 명령은 파수꾼들의 선고요 거룩한 자들의 결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사람들 중에서 아주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살아 있는 자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라.’

18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이여, 그 해석을 말해 다오. 내 나라의 지혜자들이 내게 알리지 못했다. 그러나 너는 할 수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으므로.”





다니엘의 해석

19 벨드사살이라고도 하는 다니엘이 잠깐 놀라고 그 마음으로 번민했다. 왕이 말했다.

“벨드사살이여, 꿈이나 그 해석이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다.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해석이 왕의 원수들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20 왕이 보신 나무는 자라서 강해지고 하늘에 닿아 땅 끝에서도 보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21 잎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았으며 모든 자의 먹을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들짐승이 그 아래 살고 하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22 왕이여, 그것은 왕이십니다. 왕이 자라서 강해지셨고 왕의 권세가 커져 하늘에 닿았으며 왕의 통치가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23 왕이 보셨듯이 거룩한 파수꾼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했습니다 —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철과 청동 줄로 묶어두라. 들풀 가운데서 하늘 이슬에 젖게 하라. 그에게 일곱 때가 지나가게 하라.

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것이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결정이 내 주 왕에게 임한 것입니다.

25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알 때까지 일곱 때가 지나갈 것입니다.

26 그루터기를 남기라 했습니다 —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왕이 안 뒤에는 왕의 나라가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27 그러므로, 왕이여, 내 간청을 받아들이소서. 의를 행함으로 죄를 끊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불법을 끊으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연장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

28 이 모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29 열두 달 후에 왕이 바빌론 왕궁 위에서 거닐었다.

30 왕이 말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지어 내 위엄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게 한 것이 아니냐?”

31 이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도다.

32 네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알기까지 일곱 때가 지나가리라.”

33 바로 그 시간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다. 독수리 깃털처럼 머리털이 자랐고 새 발톱처럼 발톱이 자랐다.

느부갓네살의 ‘광기’ — 이와 유사한 증상은 현대 정신의학에서 ‘임상적 수목증(clinical lycanthropy)’ 혹은 극단적 조증 삽화로 설명하기도 한다. 다니엘서 본문은 그것이 초자연적 심판이었음을 명확히 한다. 역사 기록 중 느부갓네살의 공백기(BC 582-575년 추정)에 대한 언급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된다. 아직 고고학적으로 확정된 자료는 없다.





회복

34 그 기간이 끝난 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내 총명이 돌아왔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렸다.

“그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들과 땅의 거민들 중에서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손을 금할 자도 없고 그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라고 물을 자도 없다.”

36 그 때에 내 총명이 내게 돌아오고 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내 위엄과 광채도 돌아왔다. 내 신하들과 대신들이 내게 돌아왔다. 내 왕권이 더욱 견고해졌다.

37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존귀히 여기고 경배하노니 그 일들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실 수 있도다.

다니엘서 4장은 독특하다 — 이방 왕 느부갓네살 자신이 1인칭으로 고백하는 형태다. 문학적 장치인지 실제 왕의 포고문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다. 사해사본 ’거인의 서(Book of Giants)’에는 느부갓네살이 아닌 ’나보니두스(Nabonidus)’와 관련된 유사 이야기가 있다 —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 테이마에서 7년간 머문 기록과 연관된다는 해석도 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는 어느 해석에서도 같다 — 제국의 왕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다음 장 —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잔치를 연다.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는 밤.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난다.




다니엘 5장 — 벽의 글씨


벨사살의 잔치

1 벨사살 왕이 그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 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벨사살(Belshazzar · ㉸ 벨사차르) — 바빌론의 마지막 섭정왕. 역사적으로 그는 느부갓네살의 직접적 아들이 아니라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이었다.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 테이마에 머무는 동안 벨사살이 바빌론을 다스렸다. 다니엘서가 그를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부르는 것은 당시 아람어에서 ’아들’이 ’후계자’ 혹은 ’왕조적 계승자’를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54년 J. G. 테일러가 우르 인근에서 발굴한 점토 원통은 나보니두스가 ’벨사살 나의 맏아들’에게 나라를 맡겼다고 기록한다. 이로써 벨사살이 실존 인물임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됐다.

2 벨사살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과 은 기물들을 가져오게 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마시기 위해서였다.

3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기물들을 가져왔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마셨다.

4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금과 은과 청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성전 기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단순한 방탕이 아니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이겼음을, 바빌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함을 과시하는 의례적 행위였다. 2장 2절에서 그 기물들을 바빌론 신전에 들여놓은 것의 연장선이다.





벽에 나타난 손

5 그 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흰 회칠한 벽에 글씨를 썼다. 왕이 그 글씨 쓰는 손목을 보았다.

6 왕의 안색이 변하고 그 생각이 그를 두렵게 하였으며 넓적다리 마디가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7 왕이 큰 소리로 술사들과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들어오게 했다.

“누구든지 이 글씨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리라.”

8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그 글씨를 읽지 못하고 왕에게 그 해석을 알리지 못했다.

9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두려워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귀족들도 당황했다.





왕비의 말

10 왕과 귀족들이 하는 말로 말미암아 왕비가 잔치 집에 들어왔다.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안색이 창백해지지 마소서.

11 왕의 나라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 때에 빛과 총명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마술사와 점성술사와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웠습니다.

12 왕의 아버지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다니엘에게 빼어난 정신과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꿈도 해석하고 수수께끼도 풀며 매듭도 풀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소서. 그가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니엘 앞에 서다

13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왔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포로 중 다니엘이냐?

14 내가 네 소문을 들었다.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고 빛과 총명과 뛰어난 지혜가 네 안에 있다고.

15 이제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내 앞에 들어와서 이 글씨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려 했으나 알리지 못했다.

16 네가 해석을 잘 한다고 들었다. 네가 이 글씨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리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하리라.”

17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다.

“왕의 선물들은 왕이 가지소서.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래도 내가 왕을 위해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의 선언

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19 그가 받은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자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었습니다.

20 그러나 그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져서 교만하게 행했을 때 왕위에서 내려져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21 그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마음이 들짐승의 것 같게 됐습니다.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알기까지.

22 그의 아들 왕이여,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23 하늘의 주재를 거스르고 그의 성전 기물들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청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4 이러므로 그분이 이 손목을 보내어 이 글씨를 쓴 것입니다.





벽의 글씨 해석

25 기록된 글씨는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Mene Mene Tekel Upharsin)

26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 —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셈하셔서 끝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27 데겔 —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부족한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28 베레스 —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에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 아람어. 무게 단위들이다. 메네(מְנֵא)는 미나(mina), 데겔(תְּקֵל)은 세겔(shekel), 우바르신(פַּרְסִין)은 반 세겔(peres = half-mina, 복수형). 단위 이름과 동음이의어인 동사들 — 메네(셈하다), 데겔(달다), 페레스(나누다/페르시아). 다니엘이 이 중의적 의미를 풀어낸 것이다. 당시 청중은 단위 이름만 들어도 그 뒷면에 숨은 동사를 들었을 것이다.





그날 밤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 목에 걸어주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라 선포했다.

30 그 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었다.

31 다리오(Darius · ㉸ 다리우스) 메대 사람이 나라를 받았다. 그 때 그의 나이는 육십이 세였다.

BC 539년 10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장군 우그바루(Ugbaru)가 바빌론에 무혈 입성했다. 고대 바빌론 연대기(Babylonian Chronicle)에는 “바빌론의 신들이 고레스를 환영했다”고 기록한다. 벨사살은 바빌론 외곽에서 전투 중에 죽었다. ’다리오 메대 사람’의 정체는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 중이다 — 고레스 자신, 혹은 우그바루, 혹은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인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다음 장 — 새 왕 다리오의 통치 아래서도 다니엘은 위기를 맞는다.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들이다.




다니엘 6장 — 사자 굴


다니엘이 높아지다

1 다리오가 나라 위에 총독 백이십 명을 두어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기를 기뻐했다.

2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 다니엘이 그 중 하나였다. 총독들이 총리들에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 다니엘은 총리들과 총독들보다 뛰어났다. 특별한 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왕이 그를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 했다.

4 그러자 총리들과 총독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고발할 빌미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어떤 허물이나 잘못도 찾지 못했다. 그가 충직하여 아무 과실도 없었기 때문이다.

5 그들이 말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 고발할 빌미를 찾지 못하겠구나.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지 않고는.”





올가미를 놓다

6 총리들과 총독들이 왕에게 급히 들어가 말했다.

“다리오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7 나라의 총리들과 지사들과 총독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이 다 의논했습니다. 왕이 칙령을 세워 어길 수 없는 규례를 세우시기를 — 삼십 일 내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자는 것입니다.

8 왕이여, 이제 그 금령을 세우시고 메대와 페르시아의 바꾸지 못할 규례대로 그 문서에 서명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하소서.”

9 다리오 왕이 그 금지 문서에 서명했다.

10 다니엘이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갔다. 그 방 창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다. 전처럼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11 그 사람들이 급히 모여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았다.

12 그들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해 물었다.

“왕이 금지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삼십 일 내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사자 굴에 던질 것이라고.”

“그 문서는 사실이다. 메대와 페르시아 규례에 따라 변경할 수 없다.”

13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왕이나 왕이 서명한 금지 문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합니다.”





왕이 번민하다

14 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번민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다가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원하려 했다.

15 그 사람들이 왕에게 급히 모여서 말했다.

“왕이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규례는 왕이 세운 금지와 칙령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6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지게 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7 돌이 굴 입에 놓여지고 왕이 자기 인장과 귀족들의 인장으로 봉했다. 다니엘에 대한 처사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8 왕이 궁전으로 돌아가서 밤새 금식했다. 오락을 가져오지 못하게 했다. 잠들지 못했다.





새벽에

19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갔다.

20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외쳤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21 다니엘이 왕에게 말했다.

“왕이여, 만세를 누리소서.

22 내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 앞에서 의롭게 여겨졌기 때문이며, 왕이여, 내가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3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했다.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왔다. 그의 몸에서 아무런 상처도 찾지 못했다. 그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고발자들의 운명

24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지게 했다. 그들이 사자 굴 밑에 이르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모두 덮쳐서 그 뼈들까지 부서뜨렸다.

이 장면의 잔혹함 — 고대 근동의 연대 책임 처벌 방식이다. 가족 전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시 법 관행이었다. 본문은 이를 묘사하지만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 장면이 읽히는 방식은 문화적·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다리오의 포고

25 다리오 왕이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자들에게 썼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6 내가 명하노니 내 나라의 모든 지배 영역에서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 권세는 무궁하며

27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지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 다니엘을 사자의 힘에서 구원하셨도다.”

28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 때에 형통했다.

1장과 6장이 구조적으로 대응한다. 1장 — 음식 거절, 채소와 물. 6장 — 기도 계속, 사자 굴. 두 경우 모두 다니엘이 굴복을 선택하지 않고, 두 경우 모두 결과가 역전된다. 다니엘서 전반부(1-6장)는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후반부(7-12장)는 환상이다.

다음 장 — 이야기에서 환상으로 전환된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하늘 법정,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신학의 심장이다.




다니엘 7장 — 네 짐승과 인자 같은 이


환상의 배경

1 바빌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로 환상들을 받았다. 그 꿈을 기록하고 그 말의 대강을 전했다.

연대 — 5장의 벨사살 잔치(바빌론 함락 밤)보다 앞선 시점이다. 다니엘서는 연대순이 아니다. 1-6장이 이야기, 7-12장이 환상이라는 내용 분류로 배열되었다. 7장은 2장(신상 꿈)과 평행하며 그것을 심화한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아람어 섹션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다.

2 다니엘이 말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다. 하늘 사방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 큰 바다를 뒤흔들었다.

3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각각 모양이 달랐다.





네 짐승

4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세워졌다. 사람의 마음이 그것에게 주어졌다.

5 둘째는 곰과 같았다. 몸 한쪽이 들렸고 입에는 이 사이에 갈빗대 세 개가 있었다. 그것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어라’고 했다.

6 그 후에 내가 보니 표범 같은 다른 것이 있었다.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도 넷이었다. 그것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7 그 다음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넷째 짐승이 있었다.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했다. 큰 철 이빨로 먹고 부수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이전 짐승들과 달랐다. 뿔이 열 개 있었다.

8 내가 그 뿔들을 생각할 때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것들 가운데서 자라더니 첫 번째 뿔들 중 셋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혔다.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과 큰 것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

네 짐승 — 2장 신상의 네 금속에 대응한다. 사자(바빌론), 곰(메대-페르시아), 표범(그리스), 넷째 짐승(로마). 이것이 가장 많이 읽히는 해석이지만 다니엘서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작은 뿔’의 정체는 더 논쟁적이다 — BC 2세기의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학자들 사이에서 유력하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친 왕이다(BC 167년). 기독교 일부 전통은 이것을 미래의 종말론적 존재로 읽는다.





하늘 법정

9 내가 보았다.

왕좌들이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셨다. 그 옷은 흰 눈과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불꽃이 그의 왕좌요 그 바퀴는 타는 불이었다.

10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왔다. 천천만만이 그를 섬기고 억만이 그 앞에 섰다. 재판장이 앉으니 책들이 펼쳐졌다.

11 그 때에 내가 보았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말의 소리로 인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멸망하여 타는 불에 던져졌다.

12 나머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정해진 때까지 연장되었다.





인자 같은 이

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됐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인자 같은 이(כְּבַר אֱנָשׁ, 아람어 — 사람의 아들 같은 이)’ — 다니엘서에서 이 표현은 앞서 나온 네 짐승과 대조된다. 짐승들은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 존재는 하늘 구름을 탄다. 짐승들은 파괴한다. 이 존재는 섬김을 받는다. 다니엘서 안에서 이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7:27 참조).

예수가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한 것은 이 7:13을 직접 배경으로 한다. 마가복음 14:62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는 이 구절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 신약 학자들은 예수가 이 표현을 사용한 횟수를 약 82회로 본다. 유대교 전통은 이 인자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천사적 존재 혹은 메시아로 해석한다.





다니엘이 해석을 구하다

15 나 다니엘이 내 속에 근심했다. 머리로 받은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

16 나는 가까이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상을 물었다. 그가 내게 말해주고 그 환상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17 ’이 큰 짐승 넷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1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어 영원히 길이길이 나라를 차지하리라.’

19 이에 나는 넷째 짐승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달랐으며 매우 무섭고 철 이빨과 청동 발톱을 가졌고 먹고 부수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20 또 그 머리에 있는 열 뿔과 그것 사이에서 자란 다른 뿔에 대하여도 알고 싶었다. 그 뿔 앞에서 셋이 떨어지고 그 뿔에는 눈들과 큰 것들을 말하는 입이 있었다.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강해 보였다.

21 내가 보니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시기까지.

22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정의가 실현됐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때가 됐다.





해석

23 그가 이렇게 말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나타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를 것이며 온 땅을 삼키고 밟아 짓이길 것이다.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며 그 후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이전 왕들과 다르고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25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가 절기와 법을 고치려 할 것이며 성도들이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이니라.

26 그러나 재판장이 앉아 그의 권세를 빼앗고 영원히 멸망하기까지 할 것이다.

27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자가 그를 섬기고 복종할 것이다.’

28 그 말이 여기에서 끝났다.

나 다니엘은 마음이 크게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 세 해 반(3.5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숫자다(12:7, 요한계시록 12:14).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기간(BC 167-164년)이 약 3년 반이었다. 이 숫자가 역사적 사건의 묘사인지 미래적 예언의 상징인지는 해석자에 따라 다르다.

다음 장 —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더 구체적인 역사의 예고.




다니엘 8장 — 숫양과 숫염소


환상의 시작

1 벨사살 왕 삼년에 나 다니엘에게 환상이 처음 나타난 후에 다시 환상이 내게 나타났다.

2 내가 환상을 보니 내 몸이 엘람(Elam) 지방 수산(Susa · ㉸ 수사) 성에 있었다. 나는 울라이(Ulai) 강가에 있었다.

수산 —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 현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지방. 느헤미야서와 에스더서의 무대이기도 하다. 다니엘이 실제로 그곳에 있었는지, 환상 속에 이동한 것인지는 본문이 모호하게 처리한다.

3 내가 눈을 들어 보았다. 강 앞에 숫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두 뿔이 있었는데 두 뿔이 다 높았으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높았다. 높은 쪽이 나중에 났다.

4 내가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 것을 보았다.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했고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다. 숫양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아졌다.





숫염소의 등장

5 내가 생각할 때 서쪽에서 숫염소 한 마리가 왔다.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도 않았다.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다.

6 그것이 내가 강 앞에서 본 두 뿔 가진 숫양에게로 와서 분노한 힘으로 달려왔다.

7 내가 보니 그것이 숫양 가까이 이르러 격분하여 숫양을 쳤다. 두 뿔을 꺾었다. 숫양에게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었다. 땅에 쓰러뜨리고 짓밟았다. 숫양을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다.

8 숫염소가 심히 강해졌다. 그러나 강해졌을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자랐다.

숫양 두 뿔 = 메대와 페르시아. 숫염소의 큰 뿔 = 알렉산드로스 대왕(BC 336-323년).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그의 제국이 넷으로 분열된 것이 ’뿔 넷’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복 속도가 워낙 빨라 “땅에 닿지 않는 것 같다”는 묘사가 역사적으로도 잘 들어맞는다. 이 부분의 구체성 때문에 학자들은 다니엘서가 BC 165년경에 기록됐을 것으로 본다 — 이미 일어난 일을 예언처럼 썼다는 해석이다.





작은 뿔

9 그 뿔들 중 하나에서 다른 작은 뿔이 났다.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팔레스타인) 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10 하늘 군대에까지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 일부를 땅에 떨어뜨리고 밟았다.

11 또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권자를 대적하고 그분께 드리는 매일 제사를 없앴으며 그의 성소가 헐렸다.

12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드리는 제사와 함께 군대가 그것에게 넘겨졌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져도 형통했다.

13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이가 말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물었다.

“이 환상 —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것, 성소와 군대가 짓밟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4 그가 내게 말했다.

“이천삼백 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 —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BC 175-164년). BC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 매일 제사를 금지했다. 이를 유대인들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시쿠츠 메솜멤)’이라 불렀다. 마카베오 형제들의 반란(BC 167-164년)으로 성전이 수복되고 재봉헌됐다 — 이것이 하누카(Hanukkah) 절기의 기원이다. ’이천삼백 주야’ 계산은 학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해석된다.





가브리엘의 해석

15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했다. 그 때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16 내가 울라이 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17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다.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엎드렸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인자야, 깨달으라.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니라.”

18 그가 내게 말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 그가 나를 어루만져 내 발로 서게 했다.

19 그가 말했다.

“보라, 내가 진노의 끝 때에 되어질 것을 네게 알리리니 이 환상은 정해진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니라.

20 네가 본 두 뿔 가진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그리스 왕이며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니라.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넷이 선 것은 그 나라가 넷으로 나뉠 것이나 그 첫 번째 왕의 권세만큼은 못하리라.

23 이 나라 말기에 배반자들이 가득할 때 한 왕이 일어나리니 뻔뻔스럽고 속임수에 능할 것이니라.

24 그의 권세가 강해지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다. 그가 놀라운 파괴를 가져오고 자기 하는 대로 성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25 그가 꾀를 내어 속임수로 성공하고 마음을 높이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자들을 멸망시키고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질 것이다.”

26 “이미 말한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될 일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이 쓰러지다

27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여러 날 앓았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다시 하였다. 그 환상으로 인해 놀랐고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

가브리엘(Gabriel) — 다니엘서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지정된 천사다. 9장에도 등장한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을 고지하는 천사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도 중요한 천사로 나온다. 히브리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용사’.

다음 장 — 환상에서 기도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포로 기간이 끝날 때를 깨닫는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다니엘 9장 — 70주 예언과 다니엘의 기도


예레미야를 읽다

1 메대 족속의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된 원년,

2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

예레미야 25:11-12와 29:10이 70년 포로 기간을 언급한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으며 시기를 계산했다. BC 605년에서 70년이 지나면 BC 535년경 — 고레스 칙령(BC 538년)과 맞닿는다. 성경 저자들이 서로의 글을 읽고 참조했다는 증거다.

3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간청했다.





다니엘의 기도

4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고백하여 말했다.

“주여,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5 우리는 범죄하여 악을 행하고 패역하며 주의 계명과 법도를 떠났으며

6 주의 종 선지자들이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나라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7 주여, 의로우심이 주께 있고 오늘날 우리의 얼굴에는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8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왕들에게와 귀족들에게와 조상들에게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였음이오며

10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워주신 주의 법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11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치우쳐 떠나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12 주께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들에게 재난을 내리신 말씀을 확인하셨으니 예루살렘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은 온 천하 중에 없습니다.

13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난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4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재난을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로우신데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15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셨으나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16 주여, 주의 의를 따라 구하오니 주의 분노와 진노가 예루살렘 성,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사방의 이웃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17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청을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18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뜨셔서 우리의 황폐된 곳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소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의 큰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나이다.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어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과 주의 백성 때문에.”

이 기도는 형식적으로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의 공동 회개 기도와 같은 장르다. 다니엘이 자신의 개인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대표하여 고백한다(‘우리’).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가장 의로운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는 ’우리’의 언어를 쓴다. 에스겔 14:14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욥·노아와 함께 가장 의로운 세 사람 중 하나로 언급한다.





가브리엘이 다시 오다

20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청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21 곧 내가 기도하는 동안 처음에 환상 중에 보았던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빨리 날아서 내게 이르렀다.

22 그가 내게 가르쳐 말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23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이 내렸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은 자이므로 내가 와서 알리려 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살펴 그 환상을 깨달으라.





70주 예언

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가 정해졌다. 죄악을 끝내고, 죄를 마치고, 죄악을 용서받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을 인봉하고, 거룩한 자를 기름 부으려 함이니라.

25 그러므로 알아라.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건설하라는 영이 나올 때부터 기름 부은 자인 통치자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될 것이다. 어려운 시절에 그 성이 광장과 참호로 건설될 것이다.

26 육십이 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겨지나 자기는 아니다. 장차 통치자의 백성이 와서 성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끝은 홍수처럼 올 것이다. 전쟁이 끝까지 있을 것이며 황폐는 작정된 것이다.

27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 굳건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정해진 끝이 임할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부어질 것이다.”

70주(이레) — 히브리어는 ‘샤부아’(שָׁבוּעַ), 주 혹은 7일의 단위. 70주(490일)이지만 많은 해석자들은 이것을 각 주를 7년으로 보아 490년으로 읽는다.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가에 따라 다양한 계산이 나온다. 느헤미야 2장 고레스 칙령(BC 538년), 아닥사스다 칙령(BC 458년 또는 445년) 등이 시작점 후보다. 전통적 기독교 해석은 ’기름 부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읽는다. 유대교는 다른 해석을 따른다. 70주 예언은 수백 년에 걸쳐 가장 많이 계산되고 논쟁된 예언 본문 중 하나다.

다음 장 — 다니엘이 하나님을 구하여 기도할 때 천사가 오지 못하고 지연된다. ’페르시아의 왕자’가 막았기 때문이다. 영적 차원의 싸움이 처음으로 명시된다.




다니엘 10장 — 강가의 천사


마지막 환상의 시작

1 고레스 왕 삼년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다니엘에게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은 참되고 그 일은 컸다. 곧 큰 전쟁에 대한 것이었다. 그가 그 말씀을 깨달아 그 환상을 이해했다.

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삼 주 동안 슬퍼하며

3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들이지 않으며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삼 주가 되도록.

4 첫째 달 스물넷 날에 내가 힛데겔(Hiddekel — 티그리스강) 큰 강가에 있었다.

5 눈을 들어 보았더니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Uphaz) 정금으로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6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청동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7 이 환상을 나 다니엘만 보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으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 떨며 도망쳐 숨었다.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이 큰 환상을 보았다. 나에게 힘이 없었다. 내 얼굴빛이 변하여 창백해졌고 아무런 힘도 없었다.

9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일어서라

10 한 손이 나를 만져서 나를 무릎과 손바닥으로 기게 했다.

11 그가 내게 말했다.

“크게 사랑을 받은 자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떨며 일어났다.

12 그가 내게 말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닫고자 하여 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을 마음에 작정한 그 첫날부터 네 말이 들렸고 나는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3 그런데 페르시아 나라의 왕자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다. 첫째 군주들 중 하나인 미가엘(Michael · ㉸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다. 나는 거기 페르시아 왕들 곁에 있었다.

14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에게 임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다. 이 환상은 그 날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페르시아 나라의 왕자’ — 다니엘서에서 영적 존재들이 지상 나라들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처음 명시적으로 등장한다. 이후 신약의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베소서 6:12) 개념의 직접적 배경이 된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장으로, 다니엘 12:1에도 등장한다.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천사 군주 중 가장 높은 존재다.





다니엘이 강해지다

15 그가 이런 말을 내게 할 때 나는 얼굴을 땅에 향하여 숙이고 말을 할 수 없었다.

16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내 입술을 만지셨다. 내가 입을 열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했다.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나에게 힘이 없게 됐습니다.

17 내 주의 이 종이 어떻게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힘도 없고 호흡도 남지 않았습니다.”

18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또 나를 만져서 강하게 했다.

19 그가 말했다.

“크게 사랑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해지라. 강해지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강해졌다.

“내 주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으니 말씀하소서.”

20 그가 말했다.

“내가 네게 온 것이 왜인지 알고 있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왕자와 싸울 것이다. 내가 나가면 그리스의 왕자가 올 것이다.

21 그러나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네게 알리겠다.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굳게 서는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외에 없다.”

10장은 환상 묘사보다 환상이 오기까지의 영적 전투 과정에 더 집중한다.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 응답이 발송됐으나, 21일이 걸렸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었다. 다니엘서는 역사의 배후에 영적 차원이 있음을 전제한다. 이 틀 위에 11-12장의 구체적 역사 예언이 놓인다.

다음 장 — 가장 긴 예언. 페르시아와 그리스, 남방 왕과 북방 왕, 셀레우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백 년 전쟁이 세밀하게 펼쳐진다.




다니엘 11장 — 남방 왕과 북방 왕


페르시아의 끝

1 “나는 또한 다리오 메대 사람 원년에 그를 도와 강하게 한 자였다.

2 이제 내가 진리를 네게 알리겠다.

보라, 페르시아에는 세 왕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가 모든 것보다 훨씬 부유할 것이다.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 모든 자들을 일으켜 그리스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3 용맹한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다.

4 그가 일어날 때에 그의 나라가 나뉘어 천하 사방에 돌아갈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그가 다스리던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의 나라가 뽑혀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3절의 ‘용맹한 왕’ = 알렉산드로스 대왕. 4절의 ‘사방에 나뉨’ = 알렉산드로스 사후 제국의 분열. BC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그의 장군들(디아도코이, Diadochi)이 제국을 분할했다. 그의 아들은 왕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남방 왕과 북방 왕

5 남방 왕은 강해질 것이다. 그의 장관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해져서 권세를 떨칠 것이다. 그의 권세가 클 것이다.

6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을 것이다.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로 가서 화친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그 팔의 세력이 없어지고 그 자도 서지 못할 것이다. 그녀도, 데리고 온 자도, 낳은 자도, 강하게 했던 자도 그 때에 모두 버려질 것이다.

6절 — 프톨레마이오스 2세(이집트 = 남방)의 딸 베레니케가 셀레우코스 2세(시리아 = 북방)와 결혼했으나(BC 252년경) 이후 정치적 음모로 베레니케와 그녀의 아들이 살해됐다. 이 구절의 구체성은 놀랍다.

7 그러나 그 왕의 뿌리에서 난 가지 하나가 그의 지위에 서서 북방 왕의 군대를 치고 성채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대항하여 이길 것이다.

8 그가 그들의 신들과 부어만든 신상들과 은과 금 기물들을 포로로 이집트에 가져갈 것이다. 그는 몇 해 동안 북방 왕보다 강할 것이다.

9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나라로 들어올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10 그러나 북방 왕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 앞으로 오고 또 올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와서 넘쳐흘러 지나갈 것이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성채까지 싸울 것이다.

11 남방 왕이 분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다.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12 그 무리가 정복되면 남방 왕의 마음이 높아져서 수만 명을 죽일 것이나 그는 강해지지 못할 것이다.

13 북방 왕이 돌아와서 처음보다 더 많은 무리를 일으킬 것이다. 몇 해 후에 큰 군대와 많은 물자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14 그 때에 많은 자들이 남방 왕을 대적하고 일어날 것이다. 네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들도 일어나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은 넘어질 것이다.

15 북방 왕이 와서 성읍을 쌓고 견고한 성을 점령할 것이다. 남방의 군대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정예군도 버텨낼 힘이 없을 것이다.

16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그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하며 그가 영화로운 땅(팔레스타인)에 설 것이요 손 안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

17 그가 온 나라의 힘을 다하여 와서는 화친을 꾀하고 그를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그가 자기의 딸 여자들 중 하나를 그에게 주어 나라를 파멸시키려 할 것이나 이것이 성사되지 않고 그에게 유익하지도 않을 것이다.

18 그 후에 그가 섬들을 향하고 많이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한 군주가 나와서 그의 치욕을 막고 그 치욕을 그에게 돌릴 것이다.

19 그가 자기 땅 성채들을 향할 것이나 곧 넘어질 것이다.

20 그를 이어 아름다운 나라 영광을 위해 탈취꾼을 보낼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는 진노함도 없이 전쟁도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21 또 그를 이어 멸시받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에게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그가 평안한 때에 와서 아첨으로 나라를 얻을 것이다.

21절부터 3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 대다수가 본다. 그는 형의 왕위를 빼앗은 자였다(‘멸시받는 자’, ‘나라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은’).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지만, 당대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마네스(Epimanes — 미친 자)라 불렀다.

22 넘치는 군대가 그 앞에 흩어질 것이다. 부서질 것이다. 언약의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23 그와 동맹을 맺은 후에 그가 속임수로 일어날 것이다. 적은 무리로 강해질 것이다.

24 평안한 때에 그가 그 지방에서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그의 조상들의 조상들이 하지 아니한 것을 행할 것이다. 노략물과 약탈물과 재산을 그들에게 흩어줄 것이다. 성채들을 치려는 계략을 꾸밀 것이나 잠깐 동안이다.

25 그가 그의 힘과 마음을 분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대적할 것이다.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로 대항하여 싸울 것이나 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그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26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다. 많은 자가 살해될 것이다.

27 두 왕이 마음에 해를 끼치려 하고 같은 상에 앉아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결말이 정해진 때에 이르기 때문이다.

28 북방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마음은 거룩한 언약을 거스를 것이다. 자기 뜻대로 행하고 귀국할 것이다.





성소를 더럽히다

29 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을 침범할 것이다. 이번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30 깃딤에서 배들이 와서 그를 막을 것이다.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 거룩한 언약을 버리는 자들에게 분노를 나타낼 것이다.

31 군대가 그의 편에서 일어나서 성소 성채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32 그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아첨으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해지고 일할 것이다.

33 백성 중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이를 깨닫게 할 것이나 칼과 불꽃과 포로와 약탈로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34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다. 많은 자들이 거짓으로 그들과 친하게 될 것이다.

35 지혜로운 자들 중의 일부가 마지막 때에 이르도록 단련되고 정결하게 됐다. 정해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31절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 BC 167년 안티오코스가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것을 가리킨다. 예수는 마태복음 24:15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면서 이것을 다시 언급한다. 그 미래적 성취를 AD 70년 로마에 의한 성전 파괴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36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고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이상한 말을 할 것이다. 진노가 끝날 때까지 형통할 것이니 작정된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7 그가 자기 조상의 신들을 돌아보지 않으며 여자가 좋아하는 이를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 위에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38 그 자리에서 그가 요새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 금과 은과 보석과 귀한 것들로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다.

39 그가 이방 신의 도움으로 견고한 성새들을 공격할 것이다. 무릇 그를 인정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값을 받고 땅을 나눠줄 것이다.

40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싸울 것이다. 북방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들이칠 것이다.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넘쳐흐르고 지나갈 것이다.

41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주요 부분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42 그가 여러 나라에 권세를 나타내고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43 그가 금과 은의 비밀 보물들을 장악할 것이다. 리비아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의 발걸음을 따를 것이다.

44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소식이 그를 근심하게 할 것이다.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자들을 멸망시키고 죽일 것이다.

45 그가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에 칠 것이다. 그러나 끝에 이르러 그를 도울 자가 없을 것이다.

36절 이후가 안티오코스의 역사와 정확히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학자들은 이 부분부터 새로운 인물(종말론적 존재)에 대한 예언으로 전환된다고 본다. 혹은 안티오코스에서 그가 예표하는 더 미래적인 존재로 시야가 확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니엘서의 특징 중 하나다 — 역사적 묘사와 미래적 예언이 겹쳐진다.

다음 장 — 미가엘이 일어선다. 전례 없는 고난의 때. 그리고 부활.




다니엘 12장 — 마지막 부활


미가엘이 일어서다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설 것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 때에 네 백성,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자가 깨어나 어떤 자는 영생을 얻고 어떤 자는 수치를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자를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니엘 12:2 — 구약성경에서 개인적 부활 신앙이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구절이다. 이사야 26:19에도 부활의 언어가 있지만, 여기서처럼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을 병렬로 말하는 것은 구약에서 유일하다. 이 구절은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의 핵심 본문이었다. 예수 시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장 큰 신학적 차이 중 하나가 부활 교리였다(마 22:23-33). 사해사본에서 이 본문이 확인됐다.

4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직하고 이 글을 봉하라. 많은 자가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것이다.”





얼마나 남았는가

5 나 다니엘이 보았더니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다른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6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이에게 말했다.

“이 이상한 일들이 마치는 때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7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이가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했다.

“한 때, 두 때, 반 때이다.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다 깨지면 이 모든 일이 성취되리라.”

8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말했다.

“내 주여, 이것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9 그가 말했다.

“다니엘아,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직하고 봉해졌다.

10 많은 자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할 것이다. 악인들 중 누구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천이백구십 일이 될 것이다.

12 기다려서 천삼백삼십오 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13 너는 끝날이 이르도록 가라. 이미 가거라. 너는 안식하다가 마지막에 네 몫을 받을 것이다.”

‘한 때, 두 때, 반 때(7:25)’ / ‘천이백구십 일’ / ‘천삼백삼십오 일’ — 세 숫자가 모두 7장과 12장에 흩어져 있다. 세 해 반 = 1260일. 1290일과 1335일은 각각 30일, 75일이 더 많다. 왜 다른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수천 년 동안 계산자들이 달려들었다. 아직 합의된 해석은 없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말은 다니엘 자신에게 주어진다 — ‘안식하다가 마지막에 네 몫을 받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간 소년, 채소를 먹으며 뜻을 정한 청년, 사자 굴에서 살아난 노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약속. 부활 신앙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확인된다.

다니엘서의 언어 — 1:1-2:4a는 히브리어로 시작하여 2:4b-7:28은 아람어로, 8-12장은 다시 히브리어로 끝난다. 아람어는 당시 국제어였다 — 제국들의 흥망을 다루는 중심부가 그 언어로 쓰였다는 것은 의도적인 구성으로 보인다. 사해사본에서 다니엘서의 8개 사본이 발견됐다. 필사 연대는 BC 2세기로 추정된다.

다음 책 — 예레미야애가. BC 587년, 예루살렘이 불탄 직후 쓰인 다섯 편의 시. 다니엘이 포로로 살아남은 바로 그 사건의 현장을 다른 목소리가 증언한다.


[image: 호세아 표지]








호세아

고멜과 결혼한 예언자 — 부정한 사랑의 비유로 산 일생.




호세아 조망

호세아는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BC 8세기).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결혼이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대로 비춘다. 자녀의 이름조차 메시지였다 — ‘이스르엘’, ‘로루하마(긍휼받지 못함)’, ‘로암미(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결말은 회복.


1부 · 고멜 (1~3장)

결혼 비유와 자녀 이름



2부 · 고발과 회복 (4~14장)

북왕국의 죄와 야훼의 사랑




호세아 1장 — 아이들의 이름


선지자 소개

1 호세아(Hosea · ㉸ 오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웃시야(Uzziah · ㉸ 우찌야)와 요담(Jotham · ㉸ 요탐)과 아하스(Ahaz · ㉸ 아하즈)와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Jeroboam) 2세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말한 선지자다. 시대는 기원전 8세기 중반에서 후반 —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압박을 받다 마침내 BC 722년에 무너지기까지의 격동기다. 그는 아모스와 동시대인이었고, 이사야·미가와도 시대가 겹친다.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

2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땅이 여호와를 버리고 크게 음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명령은 선지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 중 하나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런 결혼을 지시하시는가? 학자들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알레고리설 — 이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배신을 보여주는 비유였다. 역사설 — 실제로 일어난 결혼이었고, 그 고통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느끼게 했다. 역사설이 본문의 구체성에 더 잘 맞는다. 호세아의 결혼은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 자체가 되었다.

3 그래서 그는 가서 고멜(Gomer)을 아내로 맞이했다. 디블라임(Diblaim)의 딸이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첫째 자녀 — 이스르엘

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Jezreel · ㉸ 이즈르엘)이라 불러라. 머지않아 내가 이스르엘의 피 값을 예후(Jehu) 집안에게 갚겠다. 이스라엘 집의 왕권을 끝내겠다.

5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이스르엘은 북왕국의 비옥한 평야이자 왕실 도시였다. 예후는 그곳에서 아합 왕조를 학살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열왕기하 9-10장). 여호와의 명령이었지만, 그 피가 여전히 역사 위에 남아 있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뜻도 있다. 심판의 이름이 동시에 회복의 씨앗을 품고 있다.





둘째 자녀 — 로루하마

6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Lo-Ruhamah)라 불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을 전혀 용서하지 않겠다.

7 그러나 유다 집은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구원하겠다.”

’로루하마(לֹא רֻחָמָה)’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는 뜻이다. 딸의 이름이 선고문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 시점에서 운명이 갈린다.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유다는 BC 586년까지 이어진다.





셋째 자녀 — 로암미

8 로루하마를 젖 떼고 나서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Lo-Ammi)라 불러라.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로암미(לֹא עַמִּי)’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이다. 세 이름을 나란히 놓으면 한 문장이 된다. 이스르엘(심판), 로루하마(긍휼 없음), 로암미(관계 단절). 이것이 선지자의 집에서 자라는 세 아이의 이름이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이 이 이름들 안에 있다.





그러나 — 뒤집힌 이름들

10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한 곳에서,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릴 것이다.

11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령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다. 이스르엘의 날이 얼마나 클 것인가.

본문은 심판 선고를 내리자마자 뒤집는다. ’내 백성이 아니다’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이 반전이 호세아서 전체의 구조를 만든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10이 이 구절을 인용한다 —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베드로는 그 말을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회복이 훨씬 더 넓은 의미를 얻은 것이다.

다음 장 — 여호와가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간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말을 건다.




호세아 2장 — 광야에서 다시 말을 걸다


형제자매들에게

1 “너희 형제들에게는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불러라.”

1장의 이름들이 뒤집히며 2장이 시작된다. ’로암미’가 ’암미’로,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이 짧은 한 절이 회복 선포다.





고발 — 어머니 이스라엘

2 “너희 어머니와 다투어라. 다투어라. 그녀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제거하게 하라.

3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벗겨 태어나던 날처럼 만들겠다. 광야 같이 만들고, 메마른 땅 같이 만들어서 목마름으로 죽게 하겠다.

4 그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5 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하게 행했다. 그들을 임신한 자가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 빵과 내 물, 내 양모와 내 삼베, 내 기름과 내 음료를 주는 자들을 따라가겠다.’ ”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바알 신들을 풍요의 신으로 섬겼다. 곡식, 포도주, 기름, 올리브 — 가나안 농경 문화는 이 모든 것이 바알의 선물이라고 가르쳤다. 호세아는 이것이 간음이라고 말한다. 진짜 남편 여호와를 두고 다른 자를 찾아간 것이다.





막힌 길

6 “그러므로 내가 그녀의 길을 가시나무로 막겠다. 담을 쌓아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7 그녀가 자기 정부들을 쫓아가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때에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돌아가겠다. 처음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 때가 지금보다 더 좋았다.’ ”

막힌 길 — 심판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전략이다. 정부들에게 가는 길을 막아 결국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게 한다. 아픈 방식이지만, 포기가 아니다.

8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녀에게 준 것을. 내가 바알에게 쓰인 은과 금을 그녀에게 많이 주었다는 것을.

9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내 곡식이 익을 때에 다시 가져가겠다. 내 포도주도 그 계절에 가져가겠다. 그녀의 벗은 몸을 가렸던 양모와 삼베도 빼앗겠다.

10 이제 내가 그녀의 정부들 눈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드러내겠다. 아무도 내 손에서 그녀를 건지지 못하리라.

11 내가 그녀의 모든 기쁨을 — 그녀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정한 절기들을 끝내겠다.

12 내가 그녀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하게 하겠다. 그녀가 ’이것이 내 정부들이 내게 준 삯’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그것을 숲으로 만들어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13 내가 그녀에게 바알을 섬기던 날들의 허물을 갚겠다. 그 때 그녀는 귀걸이와 목걸이로 치장하고 자기 정부들을 따라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광야로 — 다시 사랑을

14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달래겠다. 광야로 데려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겠다.

15 거기서 내가 그녀에게 포도원을 돌려주겠다. 아골(Achor · ㉸ 아코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들겠다. 그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젊은 날처럼 할 것이다.

16 그 날에 — 여호와의 말씀이다 — 그녀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17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녀의 입에서 제거하여 그 이름들이 다시는 언급되지 않게 하겠다.”

아골 골짜기는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죄로 심판이 내린 곳이다. 수치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 광야 — 이스라엘은 이미 광야를 알고 있다. 출애굽 후 사십 년 그곳에 있었다. 여호와가 다시 광야로 데려가겠다는 것은 처음 만남으로 돌아가자는 초대다.





새 약속

18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해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의 기는 것들과 언약을 맺겠다. 활과 칼과 전쟁을 그 땅에서 없애겠다. 그들이 안전하게 눕게 하겠다.

19 내가 영원히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공의와 정의와 인자와 긍휼로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20 신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21 그 날에 — 여호와의 말씀이다 — 내가 하늘에 응답하겠다.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22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이 이스르엘에 응답할 것이다.

23 내가 그 땅에 그녀를 씨처럼 심겠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말하겠다.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게 하겠다.”

19-20절의 언약 선언은 히브리 혼인 서약에 해당한다. 두 번 반복된 ‘아내로 맞이하겠다’. 조건이 없다.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 — 공의, 정의, 인자, 긍휼, 신실함 — 이 언약을 이루는 것들이다. 인간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신다.

21-22절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기도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응답이 하나의 사슬을 이룬다. 땅이 하늘에, 하늘이 땅에 응답한다.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다.

다음 장 — 호세아가 시장에서 노예로 팔린 고멜을 다시 사 온다.




호세아 3장 — 은 열다섯 개


다시 가라

1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또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며 간음하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는 것처럼 —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고 건포도 과자를 좋아할지라도.”

‘건포도 과자’ — 이것은 바알 제의에서 신에게 바치던 제물 음식이었다. 아가 2:5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거기서는 사랑의 묘사다. 여기서는 우상 숭배의 표식이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간 것들 — 그 사소하고 달콤해 보이는 것들까지.

2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 왔다.

노예 가격. 출애굽기 21:32에 따르면 황소에게 죽임당한 노예의 배상금이 은 서른 개다. 열다섯 개 — 값의 절반. 고멜은 헐값이 되어 있었다. 그녀를 사러 간 호세아가 그 값을 냈다. 그 날 시장에서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샀다.

3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음란하지 마라.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 것이다

4 이스라엘 자손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석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오랫동안 살 것이다.

5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들의 왕 다윗(David)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두려워하며 여호와와 그의 선하심에 나아올 것이다.

에봇 — 제사장의 예복. 드라빔 — 가정의 수호신 조각상.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이 모든 종교적 구조물로부터 벗겨진 채 긴 기다림 속에 놓일 것이라고 말한다. 왕도, 성전도, 우상도 없는 시간. 그것이 포로기의 예언이다. 실제로 북왕국은 BC 722년에, 남왕국은 BC 586년에 그 시간으로 들어간다.

“다윗을 찾을 것이다” — 이 표현은 유다 전통에서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언어다. 호세아 시대에는 이미 왕조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이상이었다. 신약은 이 구절을 메시아 예언으로 읽는다.

3장은 짧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핵심이 여기 있다. 고멜을 다시 사 오는 행위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의 실물 교훈이다. 배신이 있었다. 고멜은 다른 남자들에게 갔다. 그런데도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온다. 이 구조가 신약의 구속 이야기와 겹친다.

다음 장 —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죄 목록을 펼친다. 제사장, 백성, 지도자, 모두가 고발된다.




호세아 4장 — 제사장들의 죄


고발이 시작된다

1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가 이 땅의 주민들과 다툰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다.

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폭력이 이어지고 피가 피를 부른다.

3 그러므로 땅이 슬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주민이 사라질 것이다. 들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없어질 것이다.

4-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문이다. 법정 언어를 쓴다. 여호와가 원고이고, 이스라엘이 피고다. 죄목은 구체적이다 — 살인, 도둑질, 간음, 속임. 추상적 죄가 아니라 이름 붙일 수 있는 행위들이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4 “아무도 다투지 마라. 아무도 책망하지 마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 같다.

5 너는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도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겠다.

6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겠다.

7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 범죄했다.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8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들의 죄악에 욕심을 낸다.

9 백성과 제사장이 같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갚고 그들의 행위대로 돌려주겠다.”

제사장이 백성의 죄 제물로 먹고산다 —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문제다. 이스라엘이 계속 죄를 지어야 제사장의 밥상이 풍성해진다. 제사장이 백성의 회복에 이해관계가 없다. 이 구조적 부패가 호세아의 고발이다.





음란과 술과 우상

10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음란을 행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11 음란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12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물어보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가르쳐준다.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했다.

13 그들이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언덕에서 분향한다. 참나무와 포플라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 그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란을 행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한다.

14 너희 딸들이 음란을 행할 때에 내가 벌하지 않겠다.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할 때에도 벌하지 않겠다. 남자들이 먼저 창기와 관계하고 이방 여자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되었을 때

15 “이스라엘아, 네가 음란하더라도 유다는 죄를 짓지 마라. 길갈(Gilgal)에 가지 마라. 벧아웬(Beth-Aven · ㉸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여호와의 삶으로 맹세한다’고 하지 마라.

16 이스라엘이 완고한 암소처럼 완고하게 굴었다. 여호와가 이제 그들을 넓은 곳에서 어린 양처럼 먹이겠는가?

17 에브라임(Ephraim · ㉸ 에프라임)이 우상과 짝하였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18 그들의 음주가 끝나면 음란에 빠진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수치스러운 것을 몹시 사랑한다.

19 바람이 그들을 날개로 감쌌다. 그들이 제단 때문에 수치를 당하리라.”

에브라임 —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 이름이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다. 호세아서에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으로 37번 등장한다. ‘내버려 두어라’ — 이것이 심판의 또 다른 얼굴이다. 하나님이 쫓아가기를 멈추는 것 자체가 벌이다.

벧아웬은 ’악의 집’이라는 뜻으로, 벧엘(하나님의 집)을 비꼬는 호세아의 이름이다. 여로보암 1세가 벧엘에 금 송아지를 세웠다. 예배처가 우상의 집이 되었다.

다음 장 — 제사장, 왕실, 온 이스라엘을 향한 고발이 이어진다.




호세아 5장 — 왕실까지


제사장과 왕실이 고발된다

1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귀를 기울여라. 왕실이여, 들어라.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덫이 되었고 다볼에서 쳐진 그물이 되었다.

2 반역자들이 살육을 깊이 꾀하였다. 내가 그들 모두를 징계하겠다.

3 나는 에브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이 내게 숨기지 못한다.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란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미스바와 다볼 — 양쪽 다 종교 중심지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제 덫이 되었다는 것은 종교 기관 자체가 부패했음을 말한다. 제사장, 백성, 왕실 — 3자가 나란히 고발된다. 예외가 없다.

4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5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면전에서 증언한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 죄악으로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6 그들이 양 떼와 소 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겠지만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이 그들에게서 물러나셨다.

7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다. 이방 자녀들을 낳았다. 이제 월삭이 그들을 그 기업과 함께 삼키리라.”





하나님의 철수

8 “기브아(Gibeah)에서 나팔을 불어라. 라마(Ramah)에서 나팔을 불어라. 벧아웬에서 소리를 높여라. 베냐민아, 네 뒤에 적이 있다.

9 에브라임이 징벌의 날에 황폐하게 되리라.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내가 확실한 것을 알렸다.

10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를 옮기는 자들 같다. 내가 내 진노를 물처럼 그들에게 쏟겠다.

11 에브라임이 억압을 받고 심판에 짓밟혔다. 그가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기꺼이 했기 때문이다.

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이 되고, 유다 집에는 썩음이 되겠다.

13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을 때, 에브라임은 앗시리아(Assyria · ㉸ 아시리아)에 갔다. 그들이 대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가 너희를 고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14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집에 젊은 사자 같다. 나 곧 내가 찢겠다. 나는 가버리겠다. 내가 빼앗아 가리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15 내가 내 처소로 돌아가겠다.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을 것이다.”

13절 — 이스라엘이 여호와 대신 앗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 역사적으로 북왕국은 앗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며 살아남으려 했다. 결국 BC 722년에 살만에셀 5세와 사르곤 2세에게 무너진다.

14절 — 하나님이 사자의 언어를 쓴다. 찢고, 가져가고, 아무도 빼앗아 오지 못한다. 보호자가 심판자로 바뀌는 장면이다.

15절 — “내 처소로 돌아가겠다.” 이 한 구절이 다음 장의 문을 연다.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찾기 시작한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의 입술로 회개의 말이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개를 뭐라고 부르는가.




호세아 6장 — 아침 이슬 같은 인자


돌아가자

1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다.

2 이틀 후에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 것이다.

3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이 일정하다. 그분이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오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 같아 보인다. “돌아가자”, “알자”, “힘써 알자.” 그런데 여호와의 반응은 다르다. 무언가 이 말들이 부족하다. 하나님이 3절에 응답하지 않고 4절에서 탄식한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 신약은 이 구절을 예수 부활의 예표로 읽는다. 고린도전서 15:4에서 바울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호세아의 이 구절이 그 ’성경’의 일부였다.





아침 이슬 같은 인자

4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자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찍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

6 나는 제사가 아니라 인자를 원한다.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4절이 이 장의 핵심이다. “아침 이슬 같다.” 이스라엘의 인자가 빨리 증발한다. 결심이 오래가지 않는다. 1-3절의 “돌아가자”가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진심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진다.

6절 — 마태복음 9:13과 12:7에서 예수가 두 번 이 구절을 인용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종교적 형식 위에 관계가 먼저라는 선언이다.

7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거기서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8 길르앗(Gilead)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다. 발자국마다 피가 있다.

9 제사장 무리가 세겜(Shechem · ㉸ 세켐)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죽인다. 그들이 악행을 저지른다.

10 나는 이스라엘 집에서 무서운 것을 보았다. 에브라임의 음란이 거기 있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11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돌이킬 때에 수확이 너를 위해 정해졌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 히브리어 ’아담’은 첫 인류의 이름이기도 하고 지명(요단강 동편)이기도 하다. 두 해석 모두 가능하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겼듯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죄는 반복된다. 구조가 같다.

다음 장 —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기만과 내부 분열을 조목조목 고발한다.




호세아 7장 — 달궈진 화덕과 뒤집힌 전병


치료받지 못하는 상처

1 “내가 이스라엘을 고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악과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 그들이 거짓을 행하였다.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바깥에서 날뛴다.

2 그들이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한다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지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쌌다. 그것이 내 얼굴 앞에 있다.

3 그들이 자기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자기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화덕의 비유

4 “그들이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빵 굽는 자가 반죽을 반죽하여 부풀기까지 불 지피기를 멈추는 것처럼.

5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이 술의 더위에 병이 들었다. 왕이 방자한 자들과 손을 잡았다.

6 그들이 잠복하면서 화덕처럼 마음을 달궜다. 온 밤 동안 자기 빵 굽는 자가 잔다. 아침에 그것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활활 탄다.

7 그들이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서 자기 재판관들을 삼킨다. 그들의 왕이 다 쓰러졌다. 나를 부르는 자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다.”

화덕 비유 — 욕망이 종일 달구어지다가 밤새 잠복하고 새벽에 폭발한다. 내부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음모를 말한다. 북왕국은 호세아 시대에 20년 안에 여섯 왕이 바뀌었다. 그 중 넷이 암살당했다. 왕을 삼키는 화덕의 정치가 실제 역사다.





비둘기와 활

8 “에브라임이 민족들과 섞였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9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먹어 버렸으나 그가 알지 못한다. 흰 머리털이 여기저기 났으나 그가 알지 못한다.

10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에 증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을 찾지 않았다.

11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각이 없다. 그들이 이집트를 부르고 앗시리아로 간다.

12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내 그물을 그 위에 펼치겠다. 하늘의 새처럼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회중에 들린 것이 있다는 소문대로 그들을 징계하겠다.

13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그들이 나를 피해 달아났다. 그들에게 멸망이 있으리라.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내가 그들을 구속하려 해도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한다.

14 그들이 나를 향해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고 자리에 누워 울부짖는다. 곡식과 포도주를 위해 모인다. 그들이 나에게서 돌이킨다.

15 내가 그들의 팔을 강하게 했고 훈련시켰으나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악을 꾀했다.

16 그들이 돌아오지만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들이 속이는 활 같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칼로 망하리라.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비웃음이 되리라.”

“뒤집지 않은 전병” — 한쪽은 타고 한쪽은 날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집트와 앗시리아 사이에서 어느 쪽도 되지 못했다. 완전히 굽히지도, 완전히 떠나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타들어 가고 있다.

“속이는 활” — 겨냥한 곳에 화살이 가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 신뢰할 수 없는 종교적 헌신,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 7장 전체가 이 이미지로 수렴된다.

다음 장 — 송아지 우상이 직접 고발된다.




호세아 8장 — 바람을 심는 자


나팔을 불어라

1 “나팔을 입에 대어라. 독수리가 여호와의 집 위에 덮친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2 그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3 이스라엘이 선한 것을 버렸다. 원수가 그를 쫓을 것이다.”





왕과 송아지

4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끊어지리라.

5 사마리아여, 내가 네 송아지를 버렸다. 내 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다. 그들이 언제쯤 순결하게 되겠는가.

6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났으니 장인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마리아의 송아지 — 여로보암 1세가 분열 왕국 초기에 벧엘과 단에 금 송아지를 세웠다(열왕기상 12:28-29).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라.” 송아지 우상은 2백 년 이상 북왕국의 공식 예배 대상이었다. 호세아는 그것이 장인이 만든 물건일 뿐이라고 말한다.

7 “그들이 바람을 심으면 회오리바람을 거두리라. 서 있는 곡식이 없고 싹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혹 맺는다 해도 이방인이 삼키리라.

8 이스라엘이 삼켜졌다. 이제 그들이 열방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이 되었다.

9 그들이 앗시리아로 갔다. 들나귀가 홀로 있으려 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사랑을 사러 갔다.

10 그들이 열방에 사랑을 팔았더라도 내가 이제 그들을 모으겠다. 그들이 왕들의 짐과 방백들의 짐 때문에 쇠하기 시작하리라.”





제단이 죄가 되다

11 “에브라임이 죄를 짓기 위해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 그 제단들이 그에게 죄가 되었다.

12 내가 율법의 큰 내용들을 그들에게 기록해 주었으나 그들이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13 그들이 희생제물을 잡아 고기를 드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만,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그들이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14 이스라엘이 자기 창조자를 잊어버리고 궁전들을 세웠다. 유다는 요새 성읍들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것들의 궁전들을 삼키리라.”

“이집트로 돌아가리라” — 이것은 지리적 귀환이 아니라 신학적 역행이다. 출애굽이 되돌려진다. 자유가 다시 노예 상태로. 구원 역사의 방향이 뒤집힌다.

“바람을 심으면 회오리바람을 거둔다” — 호세아 8:7의 이 한 줄은 이후 수천 년에 걸쳐 인용되어 온 경구가 되었다. 작은 것을 심어 큰 것을 거둔다는 인과 법칙. 여기서는 무가치한 것을 심어 파괴적인 것을 거두는 법칙이다.

다음 장 — 추수 이미지가 이어진다. 풍요로운 추수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다.




호세아 9장 — 기쁨의 끝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1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쁨으로 춤추지 마라. 네가 네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였다. 네가 모든 타작마당에서 창기의 삯을 사랑하였다.

2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가 그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3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 살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앗시리아에서 부정한 것을 먹을 것이다.

4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희생제물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슬픔의 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먹는 자마다 더럽혀질 것이다. 그들의 빵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5 정한 절기의 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는가.

6 보라, 그들이 황폐함을 피해 도망쳤다. 이집트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멤피스가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 은으로 만든 그들의 귀한 것에 찔레가 자랄 것이다. 그들의 장막에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다.”





선지자를 미쳤다 하는 때

7 “벌의 날이 왔다. 보응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이 알게 되리라. 선지자는 미련한 자요, 감동받은 자는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 네 죄악이 크고 원한이 크기 때문이다.

8 에브라임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의 파수꾼이었으나, 올무를 놓는 자가 그의 모든 길에 있고, 원한이 그의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

9 그들이 기브아의 날처럼 깊이 빠졌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선지자는 미련한 자”라고 한 것 — 이것은 이스라엘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쳤다고 부르는 시대. 호세아 자신이 그렇게 불렸을 것이다. 기브아 — 사사기 19장의 사건, 레위인의 첩이 집단 폭행당해 죽은 곳.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가 비교 대상으로 등장한다.





길갈에서 벧엘까지

10 “내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포도처럼 발견했다.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첫 열매처럼 보았다. 그들이 바알브올(Baal-peor)에 이르러 수치스러운 것에 몸을 바쳤다. 그들이 사랑했던 것처럼 가증스럽게 되었다.

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리니, 출생도 없고, 태에서 나지도 않고, 임신도 없을 것이다.

12 혹 그들이 자녀를 기른다 해도 나는 자녀를 없애겠다.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13 에브라임이 내가 본 것처럼 두로(Tyre · ㉸ 티로) — 아름다운 곳에 심겼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죽이는 자에게 자기 자녀를 내보내리라.”

14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오리이까? 낙태하는 태와 마른 젖가슴을 주소서.

15 “내 집에서 있는 그들의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내 미움이 길갈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의 행악이 나쁘므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방백들이 다 반역자들이다.

16 에브라임이 쳐 맞았다. 그들의 뿌리가 말랐다. 열매가 맺지 못할 것이다. 혹 그들이 낳는다 해도 내가 그들 태의 사랑스러운 것을 죽이겠다.”

17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열방 가운데 방랑자가 되리라.

바알브올 —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사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일어난 배신이었다. 그 오래된 배신이 여전히 현재의 패턴이다.

9장의 강도는 높다. 낳지 못하게 하겠다, 뿌리가 말랐다, 열방에 흩어지겠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 언어 뒤에 10절의 기억이 남아 있다 — “광야에서 포도처럼 발견했다.” 처음에 그분이 먼저 발견했다.

다음 장 —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떻게 그들을 망하게 했는가.




호세아 10장 — 무성한 포도나무


번성이 배신이 되다

1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를 맺을수록 제단을 더 많이 만들었다.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들을 더 아름답게 했다.

2 그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었다. 이제 그들이 형벌을 받으리라. 그분이 그들의 제단을 쳐서 허물겠다. 그들의 주상들을 부수겠다.

3 이제 그들이 말하리라. ‘우리에게 왕이 없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왕인들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4 그들이 말만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러므로 심판이 밭고랑에 독보리처럼 솟아오른다.”

풍요가 신앙을 만들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경우 풍요는 오히려 우상을 늘렸다. 더 많이 거두었을 때 더 많이 제단을 세웠다. 감사가 아니라 바알을 위한 제단이었다. 번성이 배신으로 이어지는 이 역설이 10장의 주제다.





송아지의 운명

5 “사마리아 주민들이 벧아웬(Beth-Aven)의 송아지를 두려워하며 슬퍼한다. 그 백성과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이 그것의 영광 때문에 슬퍼하리라. 그 영광이 그것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6 그것도 앗시리아로 옮겨갈 것이다. 전쟁을 일으킨 왕에게 예물로 드려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책으로 부끄럽게 되리라.

7 사마리아의 왕이 물 위에 뜨는 지푸라기처럼 끊어지겠다.

8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이 파괴되겠다. 찔레와 가시나무가 그들의 제단 위에 자라겠다. 그들이 산들을 향하여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라.’ 언덕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쓰러져라.’라고.”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어라” — 이 절은 누가복음 23:30에서 예수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인용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16에도 나타난다. 극한 공포의 언어가 세 본문을 가로질러 울린다.





기브아의 죄와 두 번의 고통

9 “기브아의 날로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다. 전쟁이 기브아에서 불법의 자녀들을 덮치지 않겠는가.

10 내가 원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겠다. 민족들이 그들에게 모이겠다. 그들의 두 가지 죄를 위하여 그들을 묶을 때에.

11 에브라임은 타작하기를 좋아하는 길들인 암소다. 내가 그 멍에진 목에 좋은 것을 두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타게 하겠다. 유다가 밭 갈고, 야곱이 써레질하리라.

12 너희는 스스로 의를 심고 인자를 거두라.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가 와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때까지.

13 너희는 악을 밭 갈고 죄악을 거두었다. 거짓 열매를 먹었다. 네가 네 길과 네 용사들의 많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14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 요란함이 일어나겠다. 네 요새가 모두 황폐하게 되겠다.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벧알(Beth-arbel · ㉸ 벳아르벨)을 황폐하게 한 것처럼 —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15 너희가 큰 악을 행하였으므로 벧엘이 너희에게 이것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 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12절 — 심판 장 한가운데 뚫린 창문처럼 이 절이 들어온다.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아직 시간이 있다는 말이다. 경작되지 않은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는 것 — 이것이 먼저다. 그러면 의의 비가 내린다.

다음 장 — 호세아서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격렬한 장.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




호세아 11장 —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


아버지의 기억

1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했다.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2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떠나갔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새긴 우상들에게 분향했다.

3 내가 에브라임에게 걷는 것을 가르쳤다. 그들을 팔에 안고 다녔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쳐 준 것을 알지 못했다.

4 내가 사람의 끈 —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내가 그들의 뺨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처럼 그들에게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기울었다. 그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이 장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이다. 앞 장들이 고발이었다면, 11장은 탄식이다. 법정 언어가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다. 걷는 것을 가르치고, 팔에 안고, 먹이를 주고. 이 구체적인 돌봄의 기억들이 나열된다.

1절 — 마태복음 2:15가 이 구절을 인용한다. 예수의 가족이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했다가 돌아오는 사건에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를 적용한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에게 다시 응하는 구조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다. 신약은 예수를 그 아들의 완성으로 읽는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

5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앗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6 칼이 그의 성읍들에서 맹위를 떨치고, 그의 빗장들을 부수어 없애고, 그들의 계책들을 먹을 것이다.

7 내 백성이 나에게서 돌이키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들이 높은 자에게 부르짖어도 그분이 그들을 높이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내면에서 싸우는 것들

8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Admah)처럼 만들겠느냐. 어떻게 너를 스보임(Zeboiim)처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혔다. 내 긍휼이 함께 뜨거워졌다.

9 내가 내 타오르는 진노를 실행하지 않겠다. 내가 에브라임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다. 나는 진노하여 오지 않겠다.”

이 두 절이 호세아서의 심장이다. 8절 —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네 번의 물음이 연속된다. 이것은 수사 의문문이 아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버릴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소리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 성읍들(신명기 29:23)이다. 그 운명을 주어야 하는데 줄 수가 없다.

9절 —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 논리로는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새롭게 정의된다. 거룩함이 ’다름’이라면, 그 다름은 저울과 공정이 아니라 사랑의 집요함이다. 심판을 끝까지 들고 있으면서도 버릴 수 없는 것.





사자처럼 오실 것이다

10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 걸을 것이다. 그분이 사자처럼 부르짖으실 것이다. 그분이 부르짖으실 때에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올 것이다.

11 그들이 이집트에서 새처럼, 앗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떨며 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살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2 “에브라임이 거짓으로 나를 에워쌌다. 이스라엘 집이 속임으로 에워쌌다. 유다는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방황하고 신실하신 거룩한 자와 함께 방황한다.”

11절의 귀환 이미지 — 이집트에서 새처럼, 앗시리아에서 비둘기처럼 온다. 출애굽보다 더 크고 더 먼 귀환이다.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이 돌아온다. 포로기 이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귀환을 예언한 것으로 읽어왔다.

다음 장 — 야곱의 이야기가 거울처럼 이스라엘에게 겹쳐진다.




호세아 12장 — 야곱과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

1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른다. 날마다 거짓과 황폐를 늘린다. 그들이 앗시리아와 언약을 맺고 기름을 이집트로 보낸다.

2 여호와가 유다와 다툼을 가진다. 야곱을 그의 길대로 벌하고 그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야곱의 전기

3 “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힘이 있어 하나님과 겨루었다.

4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 그가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벧엘(Bethel · ㉸ 베텔)에서 그가 우리를 만났다. 거기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5 이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다.

6 너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자와 공의를 지켜라. 항상 네 하나님을 바라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다. 야곱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가 나란히 놓인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하나님과 씨름했고, 울며 간구했다. 그 씨름에서 진 것인가 이긴 것인가 — 야곱은 이겼다고 하나 절뚝거리며 나왔다. 이스라엘도 그런 씨름의 민족이다.





상인의 저울

7 “가나안인이여 — 속이는 저울이 그의 손에 있다. 그가 억압하기를 좋아한다.

8 에브라임이 말했다.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나를 위해 재물을 모았다. 내 모든 수고에서 내게 죄가 될 죄악을 찾을 수 없다.’

9 나는 이집트 땅으로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살게 하겠다. 절기의 날들처럼.

10 내가 선지자들에게 말했다. 많은 환상을 주었다. 선지자들의 손으로 비유를 베풀었다.

11 길르앗에 허위가 있느냐? 정말로 그들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 길갈에서 그들이 황소들을 제사 드린다. 그들의 제단이 밭이랑의 돌무더기 같다.

12 야곱이 아람(Aram) 지방으로 피신했다.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 섬겼다.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쳤다.

13 선지자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올라오게 하셨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14 에브라임이 쓰라리게 분노를 격발했다. 그러므로 그의 피가 그에게 돌려지겠다. 주께서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속이는 저울” — 아모스도 같은 죄를 고발한다(아모스 8:5). 시장에서의 정직이 신앙의 척도였다. 이스라엘이 바알 제의를 지키면서 장에서는 저울을 속였다. 종교와 경제가 함께 썩었다.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 섬겼다(라반에게서 라헬을) — 이 겸손한 노동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시작과 얼마나 다른가. 호세아는 족장 시대를 거울로 삼아 현재의 부패를 비춘다.

다음 장 — 마지막 경고. 그 후 죽음의 이미지들이 밀려온다.




호세아 13장 — 스올의 힘에서


에브라임이 죽었다

1 “에브라임이 말할 때에 사람들이 떨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높아졌다. 그러나 그가 바알(Baal)로 인해 범죄하여 죽었다.

2 이제도 그들이 더 죄를 짓고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다. 그 기교로 만든 우상들, 다 장인들의 작품이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한다. ’송아지들에게 입 맞추라.’

3 그러므로 그들이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리는 왕겨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을 것이다.”





오직 나만이

4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네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5 내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6 그들이 먹여졌을 때에 배불렀다. 그들이 배부를 때에 마음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잊었다.”

6절 — 신명기 8:11-14의 경고가 그대로 응했다. “네가 먹고 배불러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주의하라.” 광야에서 먹이신 것이 가나안에서 배신의 조건이 되었다.





사자가 온다

7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 곁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겠다.

8 새끼를 잃은 암곰처럼 그들을 만나겠다. 그들의 심장을 찢겠다. 거기서 사자처럼 삼키겠다. 들짐승이 그들을 찢을 것이다.

9 이스라엘아, 네가 멸망했다. 너를 도울 자가 없다.

10 이제 네 왕이 어디 있느냐?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냐?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다스릴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었다 — 내게 왕을 주소서.

11 내가 분노하여 왕을 주었고, 진노하여 빼앗았다.”

10절 — 사무엘상 8장의 왕 요청이 메아리친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다. 여호와가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원했다. 그래서 왕을 주었다. 이제 그 왕들이 다 어디 있는가.





스올도 막지 못한다

12 “에브라임의 죄악이 다발로 묶여 있다. 그의 죄가 저장되어 있다.

13 에브라임에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오겠다. 그는 지혜 없는 아들이다.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도 태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

14 내가 그들을 스올의 손에서 몸값을 주고 찾겠다.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긍휼이 내 눈에서 숨겠다.”

14절 — 히브리어 본문은 두 가지로 읽힌다. 하나는 구원의 선포(“내가 구속하겠다”), 다른 하나는 사망을 소환하는 명령(“사망아, 와서 멸하라”). 문맥은 심판 쪽으로 기운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55에서 이 구절을 부활 승리의 언어로 인용한다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같은 구절이 심판과 구원 양쪽을 위한 언어가 된다.





동풍이 분다

15 “그가 형제들 가운데 무성하더라도 동풍이 오겠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바람이 올라오겠다. 그의 샘이 마르고 그의 우물이 말라버리겠다. 그것이 온갖 귀한 그릇의 보화를 탈취하겠다.

16 사마리아가 그의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어린 자녀들이 산산조각이 나겠다. 임신한 여인들이 배를 갈릴 것이다.”

16절의 폭력적 이미지는 고대 전쟁 문학의 관습적 언어다. 아시리아 군대가 점령 도시에 행한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다. 호세아는 수사가 아닌 역사적 현실을 말하고 있었다. BC 722년 앗시리아의 사마리아 함락이 그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었다.

다음 장 — 호세아의 마지막 장. 심판 뒤에 회복의 약속이 온다.




호세아 14장 — 이슬처럼 내리겠다


돌아오라

1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다.

2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에게 말하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선한 것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소 대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3 앗시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자는 주에게서 긍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가르쳐 주는 기도다. 제물 없이 말씀만 들고 돌아오는 것. 수소 대신 입술의 열매. 정치적 동맹도, 군사력도, 손으로 만든 신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세 포기의 선언. 고아처럼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돌아오는 방식이다.





여호와의 응답

4 “내가 그들의 배반을 고치겠다. 내가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내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될 것이다. 그가 나리 꽃처럼 피어나겠다. 레바논처럼 그의 뿌리를 내리겠다.

6 그의 가지가 뻗어나겠다. 그의 아름다움이 올리브나무 같겠다. 그의 향기가 레바논 같겠다.

7 그의 그늘 아래 돌아와 사는 자들이 곡식처럼 되살아나겠다. 포도나무처럼 피겠다. 그의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 같겠다.

8 에브라임이 말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살피겠다. 내가 울창한 잣나무 같겠다. 네가 나로부터 열매를 얻겠다.”

5절 — “이슬처럼 될 것이다.”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인자가 “사라지는 이슬 같다”고 했다. 이제 여호와가 이슬처럼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이슬. 8절 — 올리브, 레바논 백향목, 나리 꽃, 잣나무. 광야 이미지들이 풍성한 식물 이미지로 바뀐다. 이것이 회복의 언어다.

“8절 — 내가 울창한 잣나무 같겠다.” 하나님이 나무에 자신을 비유하는 것은 드문 표현이다. 그늘을 주는 존재, 열매를 주는 존재. 이스라엘이 그 아래서 쉰다.





마지막 말

9 누가 지혜로운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누가 명철한가? 이것을 알 것이다. 여호와의 길이 옳다. 의인이 그 길을 걷는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넘어진다.

이 마지막 절은 지혜문학의 언어로 끝을 맺는다. 잠언의 말투다. 호세아서는 기소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절정을 이루고, 지혜의 권면으로 닫는다. 고멜의 이야기로 시작한 책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가 되어 마무리된다.

호세아서를 통틀어 가장 큰 물음은 이것이다 — 배신당한 자가 왜 돌아오라고 부르는가. 호세아는 그 답을 살아냈다. 고멜을 다시 사 오면서.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살아내신다.


[image: 요엘 표지]








요엘

메뚜기 떼가 다 먹어 치웠다 — 여호와의 날.




요엘 조망

요엘은 메뚜기 재앙의 묘사로 시작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한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인용한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 주리라’(2:28-32)가 이 책에 있다.


전체 · 요엘 (1~3장)

메뚜기·영의 부음·심판의 날




요엘 1장 — 메뚜기 이후에 남은 것


선지자와 시대

1 브두엘(Pethuel · ㉸ 프투엘)의 아들 요엘(Joel)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엘의 시대는 특정하기 어렵다. 왕의 이름도, 연대 표시도 없다. 학자들은 포로기 이전(BC 9세기)부터 이후(BC 4세기)까지 다양하게 본다. 유다 농경 공동체, 성전 예배, 제사장 제도가 살아 있는 배경이다. 시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요엘을 어느 시대에나 읽히게 한다.





노인들에게 묻는다

2 “노인들아, 들어라. 이 땅의 모든 주민아,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일이 너희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있었느냐?

3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전하고, 그 자녀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전달의 명령으로 시작한다. 이것을 잊지 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라. 재앙을 기억의 의무로 만든다.





메뚜기 떼의 묘사

4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히브리어로 네 가지 다른 이름의 메뚜기 종이 나열된다. 가젤(gazam), 아르베(arbeh), 옐레크(yeleq), 하실(hasil). 번역어들이 가리키는 것이 정확히 어떤 단계의 메뚜기인지 학자들 사이에도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 파도가 밀려오듯 한 물결이 지나간 뒤 다음 물결이 온다는 것이다. 남은 것도 없을 만큼.

5 “술에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통곡하라. 새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6 한 나라가 내 땅을 쳐들어왔다. 강하고 수없이 많다. 그것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이고, 암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다.

7 그것이 내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고 내 무화과나무를 꺾었다. 그것을 완전히 벗겨내어 버렸다. 그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다.”





제사장들에게 울라

8 “처녀가 어린 시절의 남편을 잃고 굵은 베를 두르고 통곡하듯이 통곡하라.

9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집에서 끊어졌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10 밭이 황폐하고 땅이 슬퍼한다. 곡식이 황폐하고 새 포도주가 말랐다. 기름이 시들었다.

11 농부들아, 부끄럽게 되었다. 포도 재배자들아, 통곡하라. 밀과 보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밭의 추수가 사라졌다.

12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시들었다. 석류, 대추야자, 사과나무, 들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인생의 기쁨이 사람들에게서 시들었다.”

13 “제사장들아, 굵은 베를 두르고 슬퍼하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라. 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들어와 굵은 베 자루를 입고 밤을 새워라. 소제와 전제가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졌기 때문이다.

14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모아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15 슬프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자로부터 황폐함으로 올 것이다.

16 우리 눈앞에서 식물이 끊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17 씨앗이 흙덩이 아래서 썩었다. 창고들이 황폐했다. 곡간들이 허물어졌다. 곡식이 시들었다.

18 짐승들이 어찌 신음하는가. 소 떼가 방황한다. 목초지가 없기 때문이다. 양 떼도 쓸쓸해한다.

19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불이 광야의 목장들을 삼켰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20 들의 짐승들도 주를 향해 헐떡입니다. 시냇물이 말랐고 불이 광야의 목장들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메뚜기와 가뭄이 함께 왔다. 불처럼 타오르는 메뚜기 떼와 실제 가뭄이 겹쳤다. 들판도, 도시도, 성전도, 짐승도 — 모두가 같이 신음한다. 요엘은 그 신음을 기도로 전환한다. 재앙 앞에서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부르짖는 것이다.

다음 장 — 메뚜기 떼의 묘사가 더 강렬해지고, 그 한가운데서 “내가 모든 육체에 영을 부으리라”는 약속이 나온다.




요엘 2장 — 내가 모든 육체에 영을 부으리라


시온의 나팔

1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올려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떨게 하라.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깝다.

2 어두움과 캄캄함의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수많은 군대처럼 산들 위에 퍼져 있다. 그 같은 것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대대로 없을 것이다.

3 불이 그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 뒤를 사른다. 그 앞의 땅은 에덴 동산 같고, 그 뒤의 땅은 황량한 광야 같다. 아무것도 그것을 피하지 못한다.

4 그것의 모양은 말 같고 그것들은 기병처럼 달린다.

5 그것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전차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 같다. 전투를 위해 정렬한 강한 군대 같다.

6 그들 앞에서 민족들이 고통받는다. 모든 얼굴이 창백해진다.

7 그들이 용사처럼 달리고, 전사처럼 성벽에 오른다. 각각 자기 길로 가고, 그들의 행진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8 그들이 서로 밀치지 않는다. 각각 자기 길을 간다. 그들이 무기를 뚫고 쏟아져 나오고 그들의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9 그들이 성읍으로 달려들어 성벽 위를 달리고, 집들로 올라가고, 도둑처럼 창문으로 들어온다.

10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

11 여호와가 그분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분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분의 명령을 실행하는 자가 강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감당하리요?

1-11절은 메뚜기 군대를 묘사하는 동시에 전혀 다른 군대처럼 읽힌다. 기병, 전차, 성벽에 오르는 군인들. 실제 메뚜기인가, 역사적 침략 군대인가, 아니면 마지막 때의 환상인가 — 요엘은 이 세 층위를 동시에 쓴다. 가장 구체적인 묘사가 가장 넓은 의미를 얻는다.





아직 늦지 않았다

12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 온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라.

13 너희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분이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크시다. 재앙을 내리기를 뉘우치신다.

14 그분이 돌이키시고 뉘우치셔서 그 뒤에 복을 남겨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소제와 전제가 있으리라.

15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금식을 거룩히 지키라. 성회를 선포하라.

16 백성을 모으라. 회중을 거룩히 지키라. 장로들을 모으라. 자녀들과 젖 먹는 아이들을 모으라. 신랑이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라.

17 여호와의 종 된 제사장들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게 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열방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지 마소서. 왜 열방이 말하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하시나이까.’ ”

13절 — “너희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고대 이스라엘에서 슬픔의 표현은 옷을 찢는 것이었다. 여호와가 형식이 아니라 내면을 원한다. 옷 찢기를 통해 마음 찢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의식은 껍데기다.





여호와가 응답하신다

18 여호와가 자기 땅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그분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19 여호와가 그분의 백성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방에게 수치가 되게 하지 않겠다.

20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보내겠다. 건조하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그것의 앞부분은 동쪽 바다로, 뒷부분은 서쪽 바다로 몰아 보내겠다. 그것에게서 악취가 올라오고 썩는 냄새가 올라오겠다. 그것이 위대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21 땅아,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가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22 들의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광야의 목장들이 다시 싹이 나겠다. 나무가 그 열매를 맺겠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그 풍성함을 낼 것이다.

2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분이 너희를 위해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다. 비가 내려오게 하셨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24 타작마당이 밀로 가득하겠다. 독들이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치겠다.

25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 메뚜기, 느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햇수를 내가 너희에게 배상해 주겠다.

26 너희가 먹되 배부르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27 그러면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을 알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다른 것이 없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영을 부어주시겠다

28 “그 후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 노인들이 꿈을 꾸겠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겠다.

29 그 날들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30 내가 하늘과 땅에 이적들을 보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31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겠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32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피하는 자들이 있겠다.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여호와가 부르신 자들이 있겠다.”

28-32절 — 오순절 본문. 사도행전 2:17-21에서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구절 전체를 인용한다. “이것이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모든 육체, 남종과 여종, 노인과 젊은이 — 영의 임재에서 계급과 성별과 나이의 차별이 없다. BC 8세기(혹은 포로기) 유다 농촌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기독교 오순절의 신학적 기초가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 바울이 로마서 10:13에서 인용한다. 구원이 민족이나 지위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다음 장 — 여호와의 날, 열방의 심판, 요사밧 골짜기.




요엘 3장 — 요사밧 골짜기


여호와가 회복하실 때

1 “보라, 그 날들에 — 그 때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그 때에,

2 내가 모든 열방을 모아 여호사밧(Jehoshaphat · ㉸ 여호사팟) 골짜기로 내려오게 하겠다. 거기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을 심판하겠다.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흩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땅을 나누고

3 내 백성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소년을 창기와 바꾸고 포도주를 마시려고 소녀를 팔았기 때문이다.”

여호사밧 골짜기 —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해해 왔다. 히브리어로 ’여호사밧’은 ’여호와가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특정 장소이기도 하고 심판 자체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기독교와 이슬람 전통 모두 마지막 심판이 이 골짜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두로·시돈·블레셋을 향해

4 “이제 두로(Tyre · ㉸ 티로)와 시돈(Sidon)과 블레셋(Philistia · ㉸ 필리스티아)의 모든 지역아,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하려는가? 내게 갚으려 하는가? 내게 갚으려 한다면 내가 신속하게 너희 머리에 보응을 돌리겠다.

5 너희가 내 은과 금을 가져갔다. 내 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다.

6 유다 자녀들과 예루살렘 자녀들을 헬라(Greece · ㉸ 그리스) 자녀들에게 팔았다. 그들을 자기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고.

7 보라, 내가 그들을 네가 판 그 곳에서 일으키겠다. 네가 행한 것을 네 머리에 돌리겠다.

8 내가 너희 자녀들을 유다 자녀들의 손에 팔겠다. 그들이 먼 나라 스바(Sheba)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전쟁을 준비하라

9 “이것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위해 스스로를 거룩히 하라. 용사들을 불러 올라오게 하라. 모든 전사들이 나아와 올라오게 하라.

10 너희 보습을 칼로 만들라. 너희 낫을 창으로 만들라.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라.

11 너희 주변 모든 열방아, 서둘러 모여라. 여호와여, 거기서 주의 용사들을 내려 보내소서.

12 열방이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거기서 내가 앉아서 주변 모든 열방을 심판하겠다.”

10절 — 이사야 2:4와 미가 4:3에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런데 요엘은 뒤집는다 — “보습을 칼로, 낫을 창으로.” 심판의 날에는 평화의 도구가 전쟁 도구가 된다. 같은 이미지를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도적이다.





추수와 심판

13 “낫을 들이대라. 추수가 익었다. 와서 밟아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 독들이 넘친다.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

14 많은 무리, 많은 무리가 결판의 골짜기에 있다. 여호와의 날이 결판의 골짜기에 가깝다.

15 해와 달이 어두워지겠다. 별들이 빛을 잃겠다.

16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겠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겠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녀들의 요새이시다.





유다의 회복

17 “그러면 너희가 알겠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사는 줄을. 예루살렘이 거룩하겠다.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 가운데로 지나지 않겠다.

18 그 날에 산들에서 새 포도주가 떨어지고 언덕들에서 젖이 흐르겠다.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흐르겠다. 여호와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싯딤(Shittim · ㉸ 싯팀) 골짜기를 적시겠다.

19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겠다. 에돔은 황무한 광야가 되겠다. 유다 자녀들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이다. 그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20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있겠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겠다.

21 내가 그들의 피를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지 않은 것을. 여호와가 시온에 사신다.”

18절 — “산들에서 새 포도주가 떨어지고 언덕들에서 젖이 흐르겠다.” 1장의 황폐 —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기름이 말랐다 — 가 완전히 뒤집힌다. 메뚜기가 남긴 자리에 새 포도주가 흐른다. 재앙의 언어와 회복의 언어가 같은 이미지를 쓴다.

싯딤 골짜기는 사해 근처의 메마른 지역이었다.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같은 지역을 적시는 환상과 겹친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에 물이 간다.

요엘서는 재앙으로 시작해서 풍요로 끝난다. 메뚜기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오는가 — 그것을 요엘은 알았다. 그리고 오순절의 아침에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다.


[image: 아모스 표지]








아모스

드고아의 목자 — 정의가 강물처럼.




아모스 조망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의 목자였으나 북왕국 베델에서 예언했다. 사회 정의의 가장 격렬한 외침. ‘오직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일곱 이방 민족 심판으로 시작해 자기 백성에게 칼을 돌린다.


전체 · 아모스 (1~9장)

이방 심판·이스라엘 고발·다섯 환상




아모스 1장 — 화살이 점점 가까워진다


선지자의 자기소개

1 드고아(Tekoa · ㉸ 테코아) 목자들 중 아모스(Amos)의 말씀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환상으로 받은 것이다.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Joash)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있기 이 년 전에.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8km 떨어진 유다 광야의 작은 마을이다. 아모스는 남왕국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파견된 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외부인. 그것이 그를 더욱 환영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지진이 있기 이 년 전” — 이 지진은 스가랴 14:5에도 언급된다. 고고학자들은 BC 760년경 이스라엘 북부에서 강한 지진이 있었다는 증거를 발굴했다. 아모스가 그 지진을 예언했거나, 지진이 그의 말의 권위를 더해주는 기준점이 되었다.

2 그가 말했다.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겠다. 목자들의 목장들이 슬퍼하겠다. 갈멜(Carmel · ㉸ 카르멜) 산꼭대기가 시들겠다.





다메섹을 향하여

3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쇠 타작기로 길르앗을 타작했기 때문이다.

4 내가 하사엘(Hazael · ㉸ 하자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벤하닷(Ben-hadad)의 궁전들을 삼키겠다.

5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겠다. 아웬(Aven · ㉸ 아벤) 골짜기에서 주민을 끊겠다. 벧에덴(Beth-eden · ㉸ 벳에덴)에서 왕홀 잡은 자를 끊겠다. 아람 백성이 기르(Kir · ㉸ 키르)로 사로잡혀 가겠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서너 가지 죄악” — 히브리 수 표현 ’세 가지, 네 가지’는 ’여러 번, 이루 헤아릴 수 없이’를 뜻하는 수사법이다. 죄악이 넘쳤다는 의미다. 이 패턴이 1-2장 전체를 관통한다.

길르앗 — 요단강 동편 이스라엘 땅. 다메섹(아람)이 쇠 타작기로 그 땅을 갈았다. 전쟁의 잔학성을 농업 이미지로 표현했다.





가사를 향하여

6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사(Gaza · ㉸ 가자)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완전한 포로를 에돔(Edom)에 넘겼기 때문이다.

7 내가 가사 성벽에 불을 보내겠다. 그것의 궁전들을 삼키겠다.

8 내가 아스돗(Ashdod · ㉸ 아스도드)에서 주민을 끊겠다. 아스글론(Ashkelon · ㉸ 아스칼론)에서 왕홀 잡은 자를 끊겠다. 내 손을 돌이켜 에그론(Ekron · ㉸ 에크론)을 치겠다. 블레셋의 나머지가 망하겠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두로를 향하여

9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완전한 포로를 에돔에 넘겼기 때문이다.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내가 두로 성벽에 불을 보내겠다. 그것의 궁전들을 삼키겠다.”





에돔을 향하여

11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가 칼로 자기 형제를 쫓고 긍휼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의 분노가 계속 찢었다. 그의 격분을 영원히 간직했기 때문이다.

12 내가 데만(Teman · ㉸ 테만)에 불을 보내겠다. 보스라(Bozrah · ㉸ 보즈라)의 궁전들을 삼키겠다.”

에돔 —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 “자기 형제를 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혈연을 무시한 데 대한 고발이다. 에돔에 대한 호세아·오바댜·예레미야의 고발들이 모두 이 형제 관계를 중심축으로 한다.





암몬을 향하여

13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암몬(Ammon) 자녀들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길르앗의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14 내가 랍바(Rabbah · ㉸ 라바) 성벽에 불을 놓겠다. 전쟁의 날에 함성 소리 가운데, 폭풍의 날에 회오리바람 가운데 그것의 궁전들을 삼키겠다.

15 그들의 왕이 그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겠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이 일곱 이방 민족 고발은 청중에게 쾌감을 준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하나씩 고발당한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다. 그러나 아모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 화살이 유다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향한다. 청중이 안심하며 동의할 때 칼이 자신을 향한다.

다음 장 — 고발이 유다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아모스 2장 — 마지막 화살


모압을 향하여

1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Moab)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 회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2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겠다. 그리욧(Kerioth · ㉸ 크리욧) 궁전들을 삼키겠다. 모압이 소란 가운데, 함성 소리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죽겠다.

3 내가 그 가운데서 통치자를 끊겠다. 그의 모든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에돔 왕의 뼈를 불태운 것 — 고대 근동에서 사자(死者)를 불태우는 것은 극도의 모욕이었다. 전쟁에서의 잔학성만이 아니라, 죽은 자에 대한 모욕까지 죄목에 포함된다.





유다를 향하여

4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Judah)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하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따라간 거짓들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5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예루살렘의 궁전들을 삼키겠다.”

유다에 대한 고발은 짧다. 두 절뿐이다. 그러나 내용이 다르다. 이방 민족들의 죄목은 잔학 행위였다. 유다의 죄목은 여호와의 율법을 거절한 것이다.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 가장 길고 가장 무겁다

6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Israel)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해 내가 그 형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다.

7 그들이 티끌 위에 있는 가난한 자의 머리를 탐내고,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소녀에게 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8 그들이 모든 제단 곁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눕는다. 그들이 자기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신다.”

이스라엘의 죄목은 이방 민족들의 잔학성과 다르다. 이것은 내부의 죄다. 시장에서, 법정에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죄다. 신 한 켤레 값에 사람을 파는 것 — 작은 빚 때문에 인간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 잡아 제단 곁에 까는 것 — 종교 의식과 착취가 한 공간에서 일어난다.

9 “그러나 내가 그들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멸했다. 그의 키가 백향목 높이 같고 그가 상수리나무처럼 강했다. 그러나 내가 위로는 그의 열매를 아래로는 그의 뿌리를 멸했다.

10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렸다.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11 내가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지르인(Nazirite)들을 세웠다. 이스라엘 자녀들아,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12 그러나 너희가 나지르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10-12절 — 아모스의 고발이 더 무거워지는 지점이다. 이방 민족들의 죄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다르다. 그들은 출애굽을 알고, 광야의 인도를 알고, 선지자들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다. 더 많이 받았기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피할 곳이 없다

13 “보라, 내가 너희 아래를 눌러 눌리게 하겠다. 곡식 단이 가득 찬 수레가 누르듯이.

14 빠른 자가 피할 수 없겠다. 강한 자가 자기 힘을 쓸 수 없겠다. 용사가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없겠다.

15 활을 잡은 자가 설 수 없겠다. 발 빠른 자가 피할 수 없겠다. 말 탄 자가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없겠다.

16 그 날에 용사 중에 담이 큰 자도 벌거벗고 도망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2장의 수사 구조는 설교의 고전적 기법이다. 먼 원수들부터 시작해 점점 가까이 온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 여섯 이방 나라. 그 다음 유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청중이 맞장구를 치며 따라가다가 자기 자신이 고발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 아모스는 그 순간을 위해 여섯 나라를 먼저 고발했다.

다음 장 — “사자가 포효하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아모스 3장 — 사자가 포효한다


특권이 더 무거운 책임이다

1 “이스라엘 자녀들아, 여호와가 너희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올라온 온 가족에 대해.

2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갚겠다.’ ”

2절은 아모스의 신학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 절이다. ’알다(יָדַע — 야다)’는 히브리어에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와 같은 단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온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친밀하게 선택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진다. 특권은 면죄부가 아니다.





인과의 연쇄

3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는데 함께 걷겠는가?

4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수풀에서 부르짖겠는가?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에서 소리를 내겠는가?

5 올무가 없는데 새가 땅의 덫에 걸리겠는가? 아무것도 잡지 않고 덫이 땅에서 올라오겠는가?

6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떨지 않겠는가? 재앙이 성읍에 임하는데 여호와가 행하지 않으셨겠는가?

7 주 여호와가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리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8 사자가 포효한다.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누가 예언하지 않겠는가?”

3-8절은 일련의 수사 의문문들이다. 모두 인과 법칙에 관한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아모스의 예언도 그렇다 — 그가 예언하는 것은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자가 포효했기 때문이다. 거부할 수 없는 힘 앞에 서 있다.





증인을 부른다

9 “아스돗의 궁전들에 선포하라. 이집트 땅의 궁전들에 선포하라.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라. 그 가운데서 큰 소란들과 그 안에서 억압들을 보아라.’

10 여호와의 말씀이다. ‘올바른 것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자기 궁전들에 포악과 강탈을 저장하는 자들이다.’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원수가 이 땅을 에워싸겠다. 그가 네 힘을 너에게서 낮추겠다. 네 궁전들이 약탈당하겠다.’

12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자들은 침대 모퉁이와 다마스쿠스(Damascus)의 자리 끝부분만 건져내겠다.’ ”

사마리아의 죄를 아스돗(블레셋)과 이집트에 선포하라 — 이방 나라들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것이 역설이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방인보다 더 명백하다는 선언이다.





제단의 뿔들이 잘린다

13 “야곱의 집에 대해 듣고 증언하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14 내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갚는 날에, 나는 벧엘의 제단들을 벌하겠다. 제단의 뿔들이 잘리겠다. 땅에 떨어지겠다.

15 겨울 집과 여름 집을 쳐서 쓰러뜨리겠다. 상아 집들이 망하겠다. 큰 집들이 끝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제단의 뿔 — 히브리 제의에서 제단 모퉁이의 돌출부가 뿔이었다. 도망하는 자가 제단 뿔을 잡으면 일시적 보호를 받았다(열왕기상 1:50). 그 뿔들이 잘린다는 것은 도피처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종교 기관이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

상아 집들 — 사마리아 유적 발굴에서 실제로 상아 장식품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1931-1935년 하버드 고고학 발굴단이 사마리아에서 BC 9-8세기 상아 조각들을 500점 이상 발굴했다. 아모스의 고발이 고고학적 실재와 일치한다.

다음 장 —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다섯 번 반복된다.




아모스 4장 —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바산의 암소들

1 “사마리아(Samaria)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는 자들아. 자기 주인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마시게 하라’고 하는 자들아.

2 주 여호와가 자신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 ’보라, 날들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가 갈고리들로 너희를 끌어내고 낚시 바늘들로 너희 후손들을 끌어내겠다.

3 너희가 성벽 틈으로 나가고 각각 자기 앞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

“바산의 암소들” — 바산은 요단강 동편 비옥한 지역으로 살진 가축으로 유명했다. 살진 암소는 이미지가 명확하다 — 사마리아의 부유한 귀족 여성들.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남편들에게 마실 것을 요구하는 자들. 아모스의 언어는 직접적이고 불쾌하다. 그것이 의도다.





형식 예배의 아이러니

4 “벧엘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 죄를 더하여라. 아침마다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고, 사흘마다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라.

5 누룩 없는 것으로 감사제물을 드리고 불어 태워라. 자원하는 예물을 선포하고 널리 알려라. 이스라엘 자녀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4-5절은 극한의 풍자다. ‘죄를 지으러 가라’, ’죄를 더하러 가라’를 희생제사와 십일조 언어로 표현한다. 예배 행위 자체가 죄가 된 상황이다. 하나님 없는 종교 활동. 형식이 내용을 덮었을 때 그 형식은 기만이다.





다섯 번의 재앙과 다섯 번의 거절

6 “또한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에 청결함을 주었다. 너희 모든 처소에서 식물이 없게 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7 추수가 석 달 남았을 때에 내가 비를 그쳤다.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밭 한 조각에는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은 다른 밭 조각은 말랐다.

8 물을 마시려고 두세 성읍이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갔으나 족하지 못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 내가 너희를 마름병과 황충으로 쳤다. 내가 너희 많은 정원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나무들을 쳤다. 느치가 그것들을 먹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0 내가 이집트 방식으로 너희에게 염병을 보냈다. 내가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였다. 네 말들을 사로잡아 갔다.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1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무너뜨렸다. 너희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되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 다섯 번 반복된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 이것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다.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뜻이다. 재앙들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름이었다. 다섯 번의 재앙, 다섯 번의 기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다섯 재앙의 목록: 기근(6절), 가뭄(7-8절), 농작물 재해(9절), 전염병·전쟁(10절), 국가적 재앙(11절). 출애굽기의 열 재앙을 연상시키는 구조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셨듯이 이제 자기 백성을 치신다.





만남을 준비하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겠다.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할 것이므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13 보라, 산들을 지은 자, 바람을 창조한 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에게 선언하시는 자, 새벽빛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자,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자 —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 이것이 심판의 선언인가, 아니면 은혜의 초대인가? 둘 다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 얼굴을 가진다.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은 파괴다. 준비하고 만나는 것은 구원이다. 아모스는 선택을 남겨둔다.

13절 — 아모스서의 세 송영 중 첫 번째(4:13, 5:8-9, 9:5-6). 심판 선언 뒤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찬송이 삽입된다. 누가 이것을 행하시는지 기억하라는 것이다.

다음 장 —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 5장 — 정의를 강같이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1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에 대해 드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애가(哀歌)이다.

2 이스라엘 처녀가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녀가 자기 땅에 버려졌다. 아무도 그녀를 일으키지 않는다.

3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천 명이 나간 성읍에서 백 명만 남겠다. 백 명이 나간 성읍에서 열 명만 남겠다. 이스라엘 집에게.”

선지자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애가로 부른다. 이미 죽은 것처럼 말한다. 히브리어 완료형 — “쓰러졌다(נָפְלָה)” — 은 미래의 확실성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예언적 완료다. 이것은 희망 없음의 선언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경고다.





여호와를 찾아라

4 여호와가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겠다.

5 벧엘을 찾지 마라. 길갈에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Beersheba · ㉸ 브에르세바)로 건너가지 마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혀 가겠다. 벧엘은 허무하게 되겠다.

6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불처럼 요셉의 집에 임하겠다. 삼키겠다. 벧엘을 위해 끌 자가 없겠다.

7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드는 자들아, 공의를 땅에 내던지는 자들아.”

벧엘, 길갈, 브엘세바 — 세 곳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예배처였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았고,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 그 성스러운 장소들이 이제 가지 말라는 곳이 된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





두 번째 송영

8 “묘성(Pleiades · ㉸ 플레이아데스)과 삼성(Orion · ㉸ 오리온)을 만드신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만드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만드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 —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9 그분이 강한 자를 멸망에 갑자기 임하게 하시고, 요새가 파괴되게 하신다.”





법정을 증오하는 자들

10 “그들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11 그러므로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고 그에게서 밀의 세금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어도 거기 살지 못하겠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

12 너희의 죄가 많고 죄악이 크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이다.

13 그러므로 이 때에 지혜자는 침묵한다. 이 때가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성문” —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 광장은 법정이었다.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 분쟁을 해결했다. 아모스가 고발하는 부패는 이 법정에서 일어났다. 뇌물, 가난한 자 억압, 의인 박해 — 정의를 집행해야 할 곳에서 정의가 죽었다.





선을 찾아라

14 “선을 찾아라. 악을 찾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살겠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15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혹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혹시” — 이 단 한 글자에 주목한다. 확신의 약속이 아니다.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아직 문이 열려 있다는 말이다. 아모스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고 “혹시”라고 말한 것 — 그것이 경고이면서 초대다.





여호와의 날 — 당신들이 원하는 날이 아니다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든 광장에서 통곡이 있겠다. 모든 거리에서 ’슬프다, 슬프다’고 말하겠다. 그들이 농부를 불러다가 슬퍼하게 하겠다. 통곡하는 자들을 불러다 울게 하겠다.

17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이 있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겠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18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

19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것 같다.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 같다.

20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지 빛이 아니냐? 캄캄하고 광채가 없지 않으냐?”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 —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원했다. 그날이 오면 자기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모스가 그 기대를 뒤집는다.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을 위한 날이 아니다. 심판의 날이다. 사모하던 날이 두려움의 날이다.





잔치보다 정의를

21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겠다.

22 너희가 번제와 소제를 내게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 살진 짐승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23 너희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치워라. 너희 비파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겠다.

24 오직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24절 —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한 절이다. 1963년 마틴 루서 킹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이 이 구절로 절정에 이른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공의가 도도한 강처럼 흐를 것이다(until justice rolls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 mighty stream).” 히브리어 선지자가 기원전 8세기에 선포한 것이 20세기 미국 민권운동의 언어가 되었다.

21-23절이 먼저다. 종교 행사들 — 절기, 번제, 소제, 찬양. 하나님이 싫다고 하신다. 그 다음에 24절이 온다. 강물 같은 정의가 먼저 흘러야 한다. 예배가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25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사십 년 광야에서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내게 가져왔느냐?

26 너희가 너희의 왕 식굿(Sikkuth · ㉸ 시쿳)과 너희의 별 신 기윤(Chiun · ㉸ 키윤)을 메었다. 너희가 스스로 만든 신들의 형상들을.

27 내가 너희를 다메섹 너머로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다.”

다음 장 — 안락한 자들에게 화가 선언된다.




아모스 6장 — 안락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시온과 사마리아의 안일

1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열방의 으뜸이 되고 이스라엘 집이 의지하는 자들이여.

2 갈레(Calneh · ㉸ 칼네)로 건너가 보라. 거기서 큰 하맛(Hamath)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가드(Gath)로 내려가라. 이것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그들의 지경이 너희 지경보다 넓으냐?

3 너희는 악한 날을 멀리한다고 하면서 포악한 자리를 당기는 자들이다.

4 상아 침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무리 중에서 살진 어린 양을 잡아먹고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먹는 자들이다.

5 비파 소리에 맞추어 흥얼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들을 위해 악기를 지어낸다.

6 큰 그릇에 포도주를 마시고 가장 좋은 기름으로 몸에 바르되 요셉의 재앙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는 자들이다.”

상아 침상 — 3장 15절에도 나왔다. 사마리아 발굴에서 실제로 상아 장식품이 나왔다. 상아는 고대 근동 최고급 사치품이었다. 그들이 눕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음악, 기름 — 감각적 안락함의 목록이다. 그 중에 이웃의 고통은 없다. 요셉의 고통(이스라엘의 고통)에 슬퍼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로잡혀 간다

7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사로잡혀 가는 첫 번째가 되겠다. 기지개 켜는 자들의 잔치가 사라지겠다.”

8 주 여호와가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야곱의 교만을 미워하고, 그의 궁전들을 싫어한다. 내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원수에게 내어주겠다.”

9 “그 날에 한 집에 열 사람이 남아 있더라도 그들도 죽겠다.

10 그들의 친척이 그들을 들어 뼈를 집 밖으로 내갈 때, 집 안쪽에 있는 자에게 물을 것이다. ‘아직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있느냐?’ 그가 말하겠다. ‘없다.’ 그러면 그가 말하겠다. ‘입 다물어라.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 이것은 불경스러움이 아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더 큰 재앙을 불러올까 봐 입을 다물 것이라는 뜻이다. 극도의 두려움이 침묵을 만든다.





뒤집힌 자연

11 “보라, 여호와가 명령하신다. 그가 큰 집을 치겠다. 부서지게 하겠다. 작은 집을 치겠다. 틈이 나게 하겠다.

12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는가? 소들이 거기서 밭을 갈겠는가? 그런데 너희가 정의를 독으로 만들었다.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만들었다.

13 너희가 로드발(Lo-debar · ㉸ 로드바르)을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카르나임(Karnaim)을 취하지 않았느냐?’

14 이스라엘 집아, 보라, 내가 너희를 치겠다. 한 민족이 너희를 일어나게 하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Arabah · ㉸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압박하겠다.”

12절 —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의를 독으로 만든 것은 그것만큼 불가능한 일을 했다는 뜻이다. 자연 질서를 뒤집는 것만큼 근본적인 왜곡이다.

로드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뜻, 카르나임은 ’두 개의 뿔’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고, 작은 군사적 성공에 교만해졌다는 풍자다.

다음 장 — 아모스가 본 환상들이 시작된다.




아모스 7장 — 다림줄을 들고


첫 번째 환상 — 메뚜기

1 주 여호와가 내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보라, 늦봄 풀이 자랄 때에 왕의 첫 번 풀을 벤 뒤에 그분이 메뚜기 떼를 지으셨다.

2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려 할 때에,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하소서. 야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가 작기 때문입니다.”

3 여호와가 이것을 뉘우치셨다. “이것은 되지 않겠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두 번째 환상 — 불

4 주 여호와가 이렇게 보여주셨다. 보라, 주 여호와가 불로 형벌하셨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땅도 삼켜버렸다.

5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그치소서. 야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가 작기 때문입니다.”

6 여호와가 이것을 뉘우치셨다. “이것도 되지 않겠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두 번의 환상, 두 번의 중재. 아모스는 선지자이기 전에 중재자였다.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고발자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재했다. “야곱이 작습니다.” 이 겸손한 간구가 두 번 재앙을 막았다. 모세의 언어다(출애굽기 32:11-14).





세 번째 환상 — 다림줄

7 그분이 이렇게 보여주셨다. 보라, 주께서 다림줄 위에 서 계셨다. 그분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다.

8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말했다.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놓겠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9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겠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폐허가 되겠다. 내가 여로보암(Jeroboam) 집을 칼로 치겠다.”

다림줄 — 건물이 수직으로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도구.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재겠다는 것은 — 기준에 맞는지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세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는 중재하지 않는다. 두 번의 뉘우침이 있었다. 이제 측정이 시작된다.





아마샤가 막아선다

10 그 때에 벧엘의 제사장 아마샤(Amaziah · ㉸ 아마츠야)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왕을 향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11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반드시 사로잡혀 가겠다.’ ”

12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했다.

“선견자야, 도망쳐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서 먹고살며 거기서 예언하라.

13 벧엘에서는 다시 예언하지 마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14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선지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목자이며 돌무화과나무를 키우는 자다.

15 여호와가 양 떼를 따라가던 나를 잡으셨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16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지 마라, 이삭의 집에 대해 말하지 마라고 말한다.

17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아내가 성읍에서 창기가 되겠다. 네 자녀들이 칼에 쓰러지겠다. 네 땅이 줄로 나누어지겠다. 너 자신은 더러운 땅에서 죽겠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기 땅에서 사로잡혀 가겠다.’ ”

14절 —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히브리어는 현재 시제로도 과거 시제로도 읽힌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지금은 선지자가 되었지만) 혹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직업 선지자가 아니라는 의미). 아모스는 선지자 길드(학교)에 속한 직업 선지자가 아니었다. 목자였고 돌무화과나무 농부였다. 하층민이었다. 그가 왕의 성소에 들어와 예언했다는 것이 그의 힘이자 그의 위험이었다.

아마샤의 논리 — ‘여기는 왕의 성소다.’ 그는 국가 종교 기관의 수호자였다. 아모스의 논리 —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다.’ 제도적 권위와 예언적 권위의 충돌이다. 이 대화는 성경 전체에서 제도 종교와 예언자적 양심의 갈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음 장 — 네 번째 환상 — 여름 과일 광주리.




아모스 8장 — 여름 과일 광주리


네 번째 환상 — 익은 과일

1 주 여호와가 이렇게 보여주셨다.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였다.

2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말했다.

“여름 과일 광주리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 내가 다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3 그 날에 궁전의 노래들이 통곡으로 바뀌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시체들이 많다. 모든 곳에서 조용히 내던져지리라.”

언어 유희 — 히브리어에서 ’여름 과일(קַיִץ — 카이츠)’과 ’끝(קֵץ — 케츠)’은 발음이 비슷하다. 익은 과일이 끝을 연상시킨다. 다 익었다 —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의미다. 추수가 가까울수록 심판도 가깝다.





저울의 죄

4 “이것을 들어라. 가난한 자를 삼키고 이 땅의 궁핍한 자들을 없애려 하는 자들아.

5 너희가 말한다. ‘월삭이 언제 지나야 우리가 곡식을 팔겠는가? 안식일이 언제 지나야 밀을 내어놓겠는가?’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고, 속이는 저울로 속이며,

6 은을 받고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사고, 밀의 찌꺼기를 팔겠다고 말하는 자들아.”

이 고발은 구체적이다. 월삭과 안식일 — 종교적 휴일에도 그들의 마음은 장사에 있었다. 거룩한 날을 지키는 척하면서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 에바는 부피 단위, 세겔은 무게 단위. 살 때는 저울을 크게 하고 팔 때는 에바를 작게 했다. 측정 도구의 조작이다. 이 모든 것이 성전 예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일어났다.

7 “여호와가 야곱의 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

8 이것으로 말미암아 땅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그 안의 모든 주민이 슬퍼하지 않겠느냐? 땅 전체가 이집트처럼 올라오겠다. 나일강처럼 솟아오르다가 내려가겠다.”





해가 대낮에 진다

9 “그 날에 —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 내가 대낮에 해를 지게 하겠다. 밝은 낮에 땅을 어둡게 하겠다.

10 내가 너희 절기들을 애통으로 바꾸겠다. 너희 모든 노래를 애가로 바꾸겠다. 모든 허리에 굵은 베를 두르게 하겠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것을 외아들을 위한 애통처럼 만들겠다. 그 끝이 쓰라린 날이 되겠다.”

“외아들을 위한 애통” —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슬픔의 이미지. 스가랴 12:10에도 같은 이미지가 나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라는 문맥에서.





말씀의 기근

11 “보라, 날들이 오겠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빵의 기근이 아니다. 물의 갈증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12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로 비틀거리고 다니겠다. 북에서 동으로 뛰어다니겠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니겠다. 그러나 찾지 못하겠다.

13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남자들이 갈증으로 쓰러지겠다.

14 사마리아의 죄 — 곧 우상을 두고 ‘사마리아여, 네 신의 이름으로’라 말하고’단(Dan · ㉸ 단)아, 네 신의 살아 있음으로’라 말하며 ’브엘세바의 길이 살아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쓰러지겠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 빵도 물도 아닌 기근. 육체의 굶주림을 모두가 안다. 그러나 영적 기근, 진리의 기근은 더 극한의 결핍이다. 찾아도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아모스가 고발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 했다(2:12, 7:12-13). 그 결과가 11절에 나온다. 선지자를 막은 자들이 결국 말씀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된다.

다음 장 —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환상. 단 옆에 선 주. 그리고 마지막 회복.




아모스 9장 —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리라


다섯 번째 환상 — 단 옆에 서신 주

1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 계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문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라. 그것들을 그들 모두의 머리에 부숴라. 그들의 남은 자를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 달아나는 자가 달아나지 못하겠다. 피하는 자가 피하지 못하겠다.

2 스올을 뚫고 들어가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겠다.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3 갈멜 산 꼭대기에 숨어도 내가 찾아 거기서 끌어내겠다.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 깊이 숨어도 거기서 내가 뱀에게 명하여 물게 하겠다.

4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 가도 거기서 내가 칼에게 명하여 죽이게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눈을 두겠다. 복이 아니라 재앙을 위해.”

이 환상은 가장 무겁다. 이전 두 환상(메뚜기, 불)은 아모스의 중재로 멈추었다. 세 번째(다림줄)는 중재가 없었다. 이제 다섯 번째 —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없다. 스올, 하늘, 갈멜 꼭대기, 바다 밑. 시편 139편이 하나님의 편재를 사랑의 언어로 말한다면, 아모스 9장은 그것을 심판의 언어로 말한다. 같은 편재다. 다른 방향이다.





세 번째 송영

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을 만지시면 그것이 녹겠다. 그 안의 모든 주민이 슬퍼하겠다. 온 땅이 나일강처럼 솟아오르겠다. 이집트의 강처럼 내려가겠다.

6 그분이 하늘에 방들을 지으시고 하늘 꼭대기에 그분의 궁창을 세우시고 땅의 물들을 불러 바다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같다

7 “이스라엘 자녀들아, 너희가 내게 구스(Cush · ㉸ 쿠시) 사람들과 다르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올리지 않았느냐?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Caphtor · ㉸ 카프토르)에서, 아람 사람들은 기르에서 이끌어 올리지 않았느냐?

8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죄를 지은 나라를 향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내가 야곱 집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9 보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모든 열방 가운데서 흔들겠다. 곡식이 체에서 흔들리듯이.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10 내 백성 가운데서 모든 죄인들이 칼에 죽겠다.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닥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7절 — 이것이 아모스 신학의 혁명적 지점이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출애굽이 구스(에티오피아)나 블레셋의 이주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특권이 면죄부가 아니다. 8절에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는 단서가 붙는다. 선택이 취소되지는 않았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11 “그 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것의 틈들을 막겠다. 그것의 폐허들을 일으키겠다. 그것을 옛날 같이 세우겠다.

12 그러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열방을 차지하겠다. 이것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11절 — 사도행전 15:16-17에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정당화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한다. “이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리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모스가 선포한 회복이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 공동체의 근거가 되었다.





마지막 회복

13 “보라, 날들이 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밭 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겠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르겠다. 산들에서 새 포도주가 떨어지겠다. 모든 언덕이 녹겠다.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것을 돌이키겠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건축하겠다. 거기 살겠다. 그들이 포도원을 심겠다.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 동산을 만들겠다. 그 열매를 먹겠다.

15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그들이 내가 준 자기들의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마지막 세 절이 아모스서의 끝이다. 이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읽는가는 논쟁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13-15절이 후대 편집자의 추가라고 본다 — 아모스의 어조가 너무 어두워서 그것을 완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학자들은 심판 선지서들 모두 회복 약속으로 끝난다는 패턴에서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

패턴을 보면 — 호세아도 14장에서 회복으로 끝난다. 요엘도 3장에서 회복으로 끝난다. 아모스도 그렇다.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다. 재판관이 동시에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밭 가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르겠다” — 13절은 풍요의 극치를 표현한다. 보통은 씨 뿌리고 기다려야 추수가 온다. 그 사이에 긴 계절이 있다. 그런데 회복의 날에는 그 간격이 사라진다. 심는 즉시 거둔다.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잉이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로 시작했다. 여호와가 그를 불러 북왕국으로 보냈다. 그는 왕의 성소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그가 선포한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인용되고, 마틴 루서 킹의 연설에서 울리고, 오늘도 읽힌다. 한 목자의 목소리가 그렇게 길게 간다.


[image: 오바댜 표지]








오바댜

에돔에 대한 가장 짧은 책 — 형제의 배신을 잊지 마라.




오바댜 조망

오바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21절). 에돔(에서의 후손)에 대한 심판 예언. 예루살렘 함락 때 약탈에 가담한 형제 민족에 대한 분노.


전체 · 오바댜 (1~1장)

한 장 안의 에돔 심판




오바댜 1장 — 형제의 배반


여호와의 말씀이 왔다

1 오바댜(Obadiah · ㉸ 오바드야)가 받은 환상이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Edom)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여호와께 소식을 들었다. 사자 한 명이 민족들 가운데 파견되었다. “일어나라. 에돔을 쳐서 전쟁하러 가자.”

오바댜 —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다. 구약에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열두 명 넘게 등장하지만, 이 예언자에 대한 기록은 이 책 한 권뿐이다. 그의 생애, 시대, 출신 지역 — 어느 것도 본문이 알려주지 않는다.

에돔 —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Esau)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다. 사해 동남쪽, 오늘날 요르단 남부 산악 지대에 해당한다. 페트라(Petra)가 이 땅의 중심부다. 히브리어에서 에돔은 ’붉다’는 뜻이고, 에서 역시 붉은 피부를 가진 자로 기록된다. 두 나라의 갈등은 형제 갈등의 연장이었다.





교만한 독수리

2 “보아라. 내가 너를 민족들 가운데 작게 만들겠다. 너는 매우 멸시를 받을 것이다.

3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사는 자, 높은 곳에 집을 지은 자,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하는 자여.

4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별들 사이에 네 둥지를 틀었다 해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바위 틈 — 에돔의 수도 셀라(Sela)는 히브리어로 ’바위’를 뜻한다. 그리스어로는 ’페트라’다. 오늘날 요르단의 페트라 유적지가 바로 이 자리다. 사암 절벽을 깎아 만든 도시, 접근하기 어려운 협곡으로 둘러싸인 요새.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리적 위치를 믿고 교만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





철저한 약탈

5 “도둑들이 네게 왔다면, 밤에 강도들이 왔다면 — 그들은 제 몫만큼만 훔쳤을 것이다. 포도를 따는 자들이 네게 왔다면, 그들은 이삭 줍는 것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에돔아,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6 에서의 숨겨진 것들이 샅샅이 뒤져지고, 그 보물들이 발각될 것이다.

7 너의 모든 동맹자들이 너를 국경까지 내보낼 것이다. 네 평화의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제압할 것이다. 네 밥을 먹던 자들이 네 밑에 함정을 판다. 그 안에 지각이 없다.”

이삭 줍는 것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 고대 이스라엘 추수 관행은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해 이삭을 남겨두도록 규정했다(레위기 19:9-10). 도둑들조차 그렇게 하겠지만, 에돔에 닥칠 심판은 그것조차 없이 완전히 쓸어갈 것이라는 뜻이다.





예루살렘의 날에

8 “그 날에 — 여호와의 말씀이다 — 내가 에돔의 현인들을 멸하지 않겠느냐?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겠느냐?

9 드만(Teman)아, 네 용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에서의 산의 모든 이들이 칼에 쓰러져 멸절될 것이다.

10 네 형제 야곱에게 가한 폭력 때문에,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드만 — 에돔 내부의 한 지방 혹은 부족 집단이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드만 출신으로 나오는데(욥기 2:11), 드만이 지혜로 유명한 지역임을 암시한다. 오바댜는 에돔의 자랑인 지혜도, 드만의 용사들도 모두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형제가 형제를

11 “네가 멀리 서 있던 날, 이방인들이 야곱의 재물을 약탈하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위에 제비를 뽑던 날 —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12 네 형제의 날에, 그의 재앙의 날에 네가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13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는 날에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의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의 재난의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14 갈림길에 서서 그 피난민들을 베지 말았어야 했다. 재난의 날에 그 살아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예루살렘 함락의 날 — 오바댜가 가리키는 사건은 BC 587년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 ㉸ 네부카드네자르)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한 사건이다. 성전이 불탔다. 성벽이 무너졌다. 다윗의 도성이 폐허가 되었다. 그 날 에돔은 무엇을 했는가. 본문은 말한다 — 에돔이 성문에 들어갔다. 도망치는 이들을 갈림길에서 막았다.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에 넘겼다. 시편 137편은 그 날을 기억하며 에돔을 저주한다 — “예루살렘의 날을 기억해 달라, 에돔 자손들이 ’허물어라, 허물어라, 그 기초까지’라고 외쳤던 날을.”

형제의 배반 —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태중에서 시작되었다(창세기 25:22). 장자권, 축복, 도망, 화해 — 그 기나긴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두 민족의 관계로 이어졌다. 오바댜가 “형제”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배반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낯선 적이 한 일이 아니었다. 형제가 한 일이었다.





민족들에 대한 날

15 “모든 민족들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행해질 것이다. 네 행위가 네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16 내 성산에서 너희가 마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은 마시고, 삼키고, 없어진 것처럼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 — 아모스, 이사야, 요엘, 스바냐에도 등장하는 예언 언어다. 민족들의 역사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점을 가리킨다. 심판의 날이자 회복의 날이다. 에돔이 예루살렘을 마시게 했다면, 이제 에돔도 같은 잔을 받을 것이다.





시온의 회복

17 “그러나 시온 산에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거룩할 것이다. 야곱 집은 자기 기업을 차지할 것이다.

18 야곱 집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집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집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에서를 태우고 삼킬 것이다. 에서 집에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19 네겝(Negev)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스펠라(Shephelah · ㉸ 쉐펠라)는 블레셋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판과 사마리아의 들판을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20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 곧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있는 이 무리가 사르밧(Zarephath · ㉸ 사렙타)까지 차지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포로로 스바랏(Sepharad)에 있는 자들이 네겝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21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왕국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스바랏 —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지명이다. 학자들은 소아시아의 사르디스(Sardis),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지점, 혹은 스페인 등 여러 곳을 제안한다. 어디든 먼 이국땅의 포로들이 돌아온다는 이미지다.

왕국이 여호와께 속하리라 — 오바댜의 마지막 문장이다. 21절 전체를 관통하는 에돔의 심판 이야기가 이 한 줄로 귀결된다. 에돔의 교만, 형제의 배반, 예루살렘의 함락 — 그 모든 것 뒤에 야훼의 주권이 서 있다. 왕국은 결국 야훼의 것이다. 에돔도, 바벨론도, 어떤 제국도 최종 권위자가 아니다.

에돔의 역사적 결말 — 에돔은 BC 6세기 이후 서쪽으로 밀려나 유다의 남부 지방인 이두매(Idumaea)에 정착했다. 이두매 출신이 바로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이다. 유대인 왕으로 불렸지만 에서의 핏줄이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다. 국가로서 에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 책 — 요나. 예언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친다. 그 도망이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난다.


[image: 요나 표지]








요나

도망친 예언자 — 큰 물고기와 박 넝쿨.




요나 조망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다시스로 도망친다. 폭풍, 큰 물고기, 토해냄, 회개한 니느웨, 그리고 박 넝쿨 아래 분노. 이방 도시의 회개와 한 예언자의 좁은 마음을 대조한 책. 예수가 자신의 부활 표적으로 인용.


전체 · 요나 (1~4장)

도망·물고기·니느웨·박넝쿨




요나 1장 — 도망치는 예언자


일어나 가거라

1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Jonah)에게 왔다. 아밋대(Amittai)의 아들이었다.

2 “일어나라. 큰 성읍 니느웨(Nineveh · ㉸ 니네베)로 가거라. 그 성읍을 향해 외쳐라.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올라왔다.”

요나 아밋대의 아들 — 열왕기하 14:25에 단 한 번 언급되는 예언자다. 여로보암 2세(BC 793-753년) 시대에 활동했다.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Galilee)의 가드헤벨(Gath-Hepher)이 그의 고향이다(열왕기하 14:25).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 예언자에 대해 알려주는 전부다.

니느웨 — 아시리아(Assyria) 제국의 수도. 오늘날 이라크 북부, 모술(Mosul) 강 건너편에 해당한다. 고대 세계의 초강대국 수도였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니느웨는 곧 아시리아이고,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BC 722년) 제국이다. 요나가 받은 명령은 그 원수의 도시로 가라는 것이었다.





다시스로

3 요나가 일어났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다시스(Tarshish · ㉸ 타르시스)로 도망치러 갔다. 욥바(Joppa · ㉸ 야파)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았다. 요금을 내고 그 배에 올랐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했다.

다시스 — 정확한 위치는 논란이다. 스페인의 타르테소스(Tartessos)라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먼 서쪽 끝’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지중해 서쪽 끝이다. 니느웨는 동쪽이다.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 — 두 번 반복된다.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나가 단순히 위험을 피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 자체를 피하려 했다. 고대인들에게 신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었다. 욥바에서 서쪽 배를 탄다는 행위 자체가 신의 관할 밖으로 나가려는 몸짓이었다.





바다 위의 폭풍

4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셨다. 큰 폭풍이 바다에 일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았다.

5 사공들이 두려워했다. 각자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졌다.

요나는 배 밑 선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다 — 히브리어 ‘라담’(וַיֵּרָדַם)은 깊은 혼수 상태의 잠을 가리킨다. 요나의 잠은 피로한 자의 잠이 아니다. 주변의 위기와 단절된, 도피의 잠이다. 선원들은 살기 위해 소리치는데, 예언자는 혼자 가장 깊은 곳에서 자고 있다.

6 선장이 그에게 왔다. “왜 자고 있소? 일어나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주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소.”

7 선원들이 서로 말했다. “자,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누구로 인해 왔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8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재앙이 우리에게 누구로 인해 왔는지 알려주시오. 당신의 일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느 민족이오?”

9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 나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오.”

10 그러자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그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당신이 이 일을 했소?” — 그가 여호와를 피해 달아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오 — 아이러니가 극적이다. 요나가 도망치면서 내뱉는 첫 자기소개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두려워했다면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다. 이교도 선원들은 두려워서 신에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예언자는 자고 있었다.





바다에 던지라

11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소?” 바다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12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너희에게 잠잠해질 것이오. 이 큰 폭풍이 나로 인해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내가 아오.”

13 그래도 사람들이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거세졌기 때문이다.

14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이 사람의 목숨으로 인해 우리가 망하지 않게 하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호와여, 당신이 뜻하신 대로 하셨나이다.”

15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바다의 노함이 그쳤다.

이교도 선원들 — 이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올바로 행동하는 것은 이교도들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 했다. 버티다가 방법이 없을 때 던졌다. 던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 이 대조가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다. 이방인은 회개하고,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니느웨는 돌아서는데 — 예언자 혼자 끝까지 좁다.

16 그러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세웠다.





큰 물고기

17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삼 일 삼 야를 있었다.

큰 물고기 — 히브리어 원문은 ‘달 가돌(דָּג גָּדוֹל)’, 그저 ’큰 물고기’다. 고래라는 단어는 없다. 마태복음 12:40의 그리스어 ’케토스(kētos)’가 후대에 ’고래’로 번역되면서 이미지가 굳어졌지만, 본문 자체는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말하지 않는다. 본문의 관심은 물고기의 생물학적 분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치는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사실이다.

삼 일 삼 야 — 마태복음 12:40과 16:4에서 예수는 이것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인용한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삼 일 삼 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 삼 일 삼 야 있을 것이다.” 요나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다. 도망치는 예언자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학에서 부활의 예표가 된 것이다.

다음 장 —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시를 쓴다.




요나 2장 — 깊음에서 부르짖다


물고기 뱃속에서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2 그가 말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3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의 심장부에 던지셨습니다. 흐름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 위로 지나갔습니다.

4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다시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까?’

5 물이 나를 영혼까지 에워쌌습니다. 깊음이 나를 감쌌습니다. 해초가 내 머리를 감았습니다.

6 내가 산들의 기초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의 빗장들이 영원히 나를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올리셨습니다.

7 내 영혼이 내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나는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8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들의 충성을 저버립니다.

9 그러나 나는 감사의 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스올의 뱃속 — ’스올(Sheol)’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지하 세계다. 요나는 물리적으로 물고기 안에 있지만, 그것을 죽음의 영역으로 경험했다. 깊음, 파도, 해초, 산의 기초 — 이것들은 고대 근동 우주론에서 죽음의 세계를 구성하는 이미지들이다. 요나의 기도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의 언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 히브리어 ‘예슈아트 라야훼(יְשׁוּעָתָה לַיהוָה)’. 이 문장이 2장 전체의 결론이자 요나서 전체의 신학적 핵심이다. 요나는 도망쳤다. 바다에 던져졌다. 물고기에 삼켜졌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를 구출한 것은 요나 자신이 아니었다. 구원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 고백이 2장을 닫는다.

이 시편의 성격 — 요나 2장의 시는 히브리 감사 시편의 전형적인 구조를 따른다. 절망의 묘사 → 부르짖음 → 응답의 확신 → 감사 서원. 시편 18편, 30편, 69편, 116편과 언어적으로 가깝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물고기 배 안에서 지어진 즉흥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예배에서 사용되던 감사 시편을 요나 이야기에 삽입한 것으로 본다. 어느 쪽이든, 이 시는 도망쳤다가 잡힌 자가 구조자에게 드리는 고백이다.





육지로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물고기가 토했다 — 히브리어 ’야크(יָקֹא)’다. 격렬한 토사를 가리키는 단어다. 거룩한 언어치고는 매우 생생하다. 도망쳤다가 돌아온 예언자의 복귀 방식이 이렇다. 위풍당당한 귀환이 아니다. 해변에 내뱉어진 것이다.

다음 장 — 여호와의 두 번째 명령이 요나에게 온다. 이번에는 요나가 간다.




요나 3장 — 니느웨가 돌아서다


두 번째 명령

1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왔다.

2 “일어나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거라.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3 요나가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큰 성읍이었다. 걸어서 사흘 걸리는 곳이었다.

걸어서 사흘 걸리는 성읍 — 니느웨의 실제 면적은 약 7-8킬로미터 직경의 도시였다. 사흘이라는 숫자를 도심 인구 밀집 지역만이 아닌 니느웨 지역 전체(인근 위성 도시 포함)를 아우르는 행정 구역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과장된 문학적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고대 문헌은 니느웨를 당대 세계 최대의 도시 중 하나로 묘사한다.

두 번째로 왔다 — 요나서가 ’두 번째’라고 명시한다. 이 책은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다.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니느웨에게도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요나가 마지막에 받는 질문도 사실은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다.





사십 일

4 요나가 성읍으로 들어가 하루 길을 걸으며 외쳤다.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사십 일 — 이것이 요나의 설교 전부다. 단 한 문장. 히브리어 원문은 다섯 단어다. “오드 아르바임 욤 베니느웨 네헤파케트(עוֹד אַרְבָּעִים יוֹם וְנִינְוֵה נֶהְפָּכֶת).” 어떤 선행도 설명하지 않았다. 조건도 달지 않았다. 그냥 선포했다. 이 짧은 외침이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는다.

무너진다(네헤파케트) — 이 동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쓰인 것과 같은 단어다(창세기 19:21). 뒤집히다, 전복되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변하다’는 뜻도 된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니느웨는 실제로 ’뒤집어졌다’ — 심판으로가 아니라 회개로.





니느웨가 믿었다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다.

6 그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닿았다. 왕이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재 위에 앉았다.

7 왕이 니느웨에 포고령을 내렸다. “왕과 신하들의 명령이다 —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 떼든 양 떼든,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마시지 마라.

8 사람도 짐승도 굵은 베를 걸쳐라.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자 자기 악한 길에서, 손에 든 폭력에서 돌이켜라.

9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그의 타오르는 분노에서 떠나시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

짐승까지 굵은 베를 입다 — 고대 근동의 애도 관행 중 하나다. 아시리아 문헌에도 위기 때 가축까지 금식에 참여시키는 기록이 있다. 과장으로 읽힐 수 있지만, 도시 전체의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다.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 니느웨 왕의 이 말은 요엘 2:14와 거의 같은 언어다. “그가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이교도 왕이 이스라엘 예언자와 같은 신학 언어를 쓰고 있다. 본문은 이 아이러니를 그대로 둔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보셨다. 그들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 히브리어 ’나함(נָחַם)’이다. 후회하다, 위로받다, 마음을 바꾸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표현이다. 불변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경 자체는 이 긴장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말한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들이 돌이켰다.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인과가 아니라 응답의 관계다.

가장 큰 전도 성과 — 기독교 선교 역사상 어떤 전도자도 이런 결과를 낸 적 없다. 제국의 수도 전체가, 왕부터 짐승까지, 하루 만에 회개했다. 그런데 이 성과를 낸 예언자는 이 책에서 단 한 문장을 외쳤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분노한다.

다음 장 — 요나가 화를 낸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요나 4장 — 박 넝쿨 아래서


요나의 분노

1 요나는 크게 기분이 나빴다. 분노했다.

2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내 고향에 있을 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당신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크시며, 재앙 내리는 것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3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내게서 가져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의 신학 고백 — 2절에서 요나가 인용하는 것은 출애굽기 34:6-7의 여호와의 자기 선언이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 공식 중 하나다. 요나는 이 공식을 알았다. 그래서 도망쳤다.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실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것이 싫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자비가 원수에게까지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요나는 신학을 알았다. 그 신학이 싫었다. 하나님의 보편적 자비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것이 요나가 서 있는 자리다.

4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성읍 동쪽에 앉아

5 요나가 성읍을 나가 성읍 동쪽에 앉았다. 거기서 자신을 위해 초막을 만들고 그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려고.

6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 넝쿨을 예비하셨다. 요나 위로 올라가게 하셨다. 그것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 그의 불편함을 없애 주었다.

요나가 그 박 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박 넝쿨 — 히브리어 ’기카욘(קִיקָיוֹן)’이다. 어떤 식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피마자(아주까리), 조롱박, 혹은 다른 넝쿨 식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식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계속 뭔가를 ’예비’하신다 — 큰 물고기(1:17), 박 넝쿨(4:6), 벌레(4:7), 더운 동풍(4:8). 이 모든 예비가 하나의 질문을 향해 나아간다.

7 하나님이 새벽이 오를 때 벌레를 예비하셨다. 벌레가 박 넝쿨을 쳤다. 박 넝쿨이 말랐다.

8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었다. 그가 기절할 지경이었다.

그가 죽기를 구하며 말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너를 아꼈으니

9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박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가 말했다. “예, 죽어도 좋을 만큼 화가 납니다.”

10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은 이 박 넝쿨을 아꼈다.

11 그런데 나는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이만 명이 넘고 짐승도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다 —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난다. 대답 없이. 요나가 뭐라고 했는지, 성읍이 어떻게 되었는지, 요나가 돌아섰는지 —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독자가 그 질문을 붙들고 가도록 설계된 결말이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 도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본다. 혹은 도시 전체의 무지와 혼돈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한다. 십이만 명은 고대 도시로서는 거대한 숫자다. 하나님은 그 수를 헤아리고 있었다.

박 넝쿨과 니느웨 — 논리 구조가 선명하다. 요나는 자기가 만들지도 않은 식물이 죽자 화를 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도시와 사람들을 아끼신다. 요나의 좁음과 하나님의 넓음이 이 대조에서 드러난다. 요나서는 교훈을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 두 개의 반응을 나란히 놓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요나서의 신학 — 이 책은 BC 8-5세기 사이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BC 722년) 이후, 이스라엘 신학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라는 닫힌 신학이 강화될 수 있었다. 요나서는 그 닫힘에 맞선다. 하나님의 자비는 국경을 모른다. 원수도 회개하면 아끼신다. 이것이 이 짧은 책이 수천 년 동안 읽혀 온 이유다.

역사적 니느웨 — BC 612년에 메대-바벨론 연합군이 니느웨를 함락시켰다. 도시는 철저하게 파괴되어 그 위치조차 잊혔다. 1845년 영국의 오스틴 헨리 라야드(Austen Henry Layard)가 이라크 북부에서 발굴을 시작하여 니느웨와 인근의 니므루드를 찾아냈다. 산헤립(Sennacherib) 왕의 궁전,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 왕의 도서관(약 3만 점의 점토판)이 발굴되었다. 나훔서의 묘사가 고고학 발굴 자료와 일치한다.


[image: 미가 표지]








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한 분 — 정의·자비·겸손.




미가 조망

미가는 아모스와 동시대의 시골 예언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5:2 — 마태 2:6 인용). ‘정의·자비·겸손’(6:8) — 가장 자주 인용되는 미가의 한 절.


전체 · 미가 (1~7장)

심판·메시아·정의의 요약




미가 1장 —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예언자 미가

1 미가(Micah · ㉸ 미카)의 말씀이다. 모레셋(Moresheth)의 사람으로, 요담(Jotham)과 아하스(Ahaz)와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사마리아(Samaria)와 예루살렘(Jerusalem)에 관해 받은 환상이다.

미가 — 이름의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이다. 미가 7:18의 수사 질문과 같은 어근이다. 모레셋 출신 — 예루살렘 남서쪽 약 35킬로미터, 오늘날 이스라엘 남부 스펠라 지방에 해당한다. 시골 소도시의 예언자였다. 수도 예루살렘 출신 귀족 예언자 이사야와 동시대인이지만, 그 출발점이 달랐다. 이사야가 궁정에 접근할 수 있는 도성 사람이라면, 미가는 지방 농경 공동체를 알았다. 그가 보는 것은 토지 수탈이다.

세 왕의 시대 — 요담(BC 750-735년경), 아하스(BC 735-715년경), 히스기야(BC 715-687년경). 미가의 활동 기간이다. 이 기간 동안 아시리아 제국이 팽창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멸망했으며, 남유다는 위기를 넘겼다. 예레미야 26:18이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의 예언이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기록한다.





여호와가 나오신다

2 들어라, 모든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아. 주 여호와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실 것이다. 성전에서 주께서 증거하실 것이다.

3 여호와가 자기 처소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라. 내려오신다.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신다.

4 산들이 그 아래서 녹아내린다. 골짜기들이 갈라진다. 불 앞의 밀랍처럼. 가파른 곳을 쏟아지는 물처럼.

5 이 모든 것이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집의 죄들 때문이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아닌가.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닌가.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 유다의 죄가 예루살렘 — 두 수도 모두 심판의 이유가 된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이미 역사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면제받지 못한다. 지리적으로 갈라졌어도, 타락은 두 곳에 동등하게 있다고 미가는 본다.





사마리아의 심판

6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잔해로 만들겠다. 포도원 심을 곳으로. 그 돌들을 골짜기로 쏟아 붓겠다. 그 기초들을 드러내겠다.

7 그 모든 새긴 우상들이 부서질 것이다. 그 벌어들인 것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그 모든 우상들을 내가 황폐케 하겠다. 창녀의 삯으로 모았으니, 다시 창녀의 삯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녀의 삯 — 이스라엘과 야훼의 관계를 결혼으로 보는 예언자 전통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간음이다.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로 모은 것은 결국 다시 바벨론 제국이 가져갈 것이라는 말이다. 소득의 방식과 손실의 방식이 같다.





예언자의 통곡

8 이것 때문에 내가 울부짖고 통곡할 것이다. 맨발로 벌거벗고 다닐 것이다. 승냥이처럼 울부짖고, 타조처럼 통곡할 것이다.

9 그 상처가 낫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다까지 왔기 때문이다. 내 백성의 문인 예루살렘까지 닿았기 때문이다.

예언자의 몸 — 미가는 이 재앙을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몸으로 운다. 맨발이 된다. 승냥이처럼 운다. 히브리 예언자들에게 예언은 종종 몸의 행위였다. 이사야가 삼 년간 벗은 몸으로 다닌 것, 예레미야가 멍에를 멘 것처럼. 미가가 울부짖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 애도다.





성읍들의 애가

10 가드(Gath)에는 알리지 마라. 아무도 울지 마라. 벳 아프라(Beth-Aphrah)에서는 티끌 위에 뒹굴어라.

11 너 사빌(Shaphir)의 주민아,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지나가라. 사아난(Zaanan)의 주민은 나오지 못했다. 벳 에셀(Beth-Ezel)의 통곡이 너희 설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12 마롯(Maroth)의 주민은 선한 것을 기다려 병이 들었다.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예루살렘의 문에까지.

13 라기스(Lachish · ㉸ 라키스)의 주민아,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매어라. 시온 딸의 죄의 시작이 네 안에 있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 안에서 발견되었다.

14 그러므로 너는 모레셋 가드(Moresheth-Gath)에게 작별 선물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악십(Achzib)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거짓이 될 것이다.

15 내가 다시 점령자를 네게 데려올 것이다. 마레사(Mareshah)의 주민아.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올 것이다.

16 네 기뻐하는 자녀들로 인해 네 머리를 밀고 대머리가 되어라. 독수리처럼 대머리를 만들어라. 그들이 네게서 포로가 되어 갔기 때문이다.”

성읍 이름들의 말장난 — 미가 1:10-16은 히브리어 성읍 이름의 음절과 그 뜻을 이용한 말장난의 연속이다. 가드(Gath)는 ‘말하다’와 음이 비슷하고, 아프라는 ’먼지’, 사빌은 ‘아름다운’, 마롯은 ‘쓴 것’ 등의 뜻과 연결된다. 이것은 예언자 시의 가장 정교한 기법 중 하나로, 번역에서 그 묘미가 대부분 사라진다. 미가는 심판이 가까운 마을들의 이름을 부르며 각 이름이 담고 있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라기스 — 예루살렘 남서쪽 약 45킬로미터에 있는 전략 요충지 도시다. 1932년부터 영국 탐험 팀이 발굴했고, 그 결과 BC 701년 아시리아의 산헤립(Sennacherib) 왕이 라기스를 공격한 장면이 니느웨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에서 발굴된 부조(浮彫)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본문에서 라기스가 ’시온 딸의 죄의 시작’으로 지목되는 것은, 라기스가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가 유다 내부로 들어오는 문화적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다음 장 — 토지를 빼앗는 자들에 대한 화가 선언된다.




미가 2장 — 침대 위에서 꾸미는 악


악을 꾸미는 자들

1 침대에 누워 악을 꾸미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아침 빛이 오면 그것을 행한다. 그 손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2 그들이 밭을 탐하여 빼앗는다. 집을 원하여 취한다. 사람과 그 집을 억압한다. 사람과 그 기업을 억압한다.

침대에서 꾸미는 악 — 히브리 시에서 매우 선명한 이미지다. 밤새 자리에 누워 어떻게 남의 것을 가져올지 계획한다. 아침이 오면 실행한다. 권력이 있으니까. 미가가 보는 착취는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다. 계획된, 체계적인 수탈이다.

토지 수탈 — 고대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가족과 부족의 기업(나할라)이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 법은 토지가 영원히 팔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누가 아무리 팔아도 희년에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미가 시대의 현실은 달랐다. 부유한 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이용해 소농의 땅을 취했다. 이사야도 같은 것을 목격하고 고발한다(이사야 5:8).





여호와의 응답

3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꾸민다. 너희가 그 목에서 빼낼 수 없는 멍에를. 너희가 뻐기며 걷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다.

4 그 날에 그들이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비통한 애가를 부르며 말할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 내 백성의 기업을 바꾸셨다. 어찌 그것을 내게서 가져가 배신자들의 밭을 나눠주는가.’

5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줄을 던질 자가 네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비줄 — 토지를 분배할 때 제비줄로 경계를 쟁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쓴 방법이다(여호수아 18:6-10).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줄을 던질 자가 없다는 것은 —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토지 분배 권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들이 남의 기업을 빼앗았으므로, 그들의 기업도 사라질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

6 “예언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예언하지 마라. 수치가 닥치지 않을 것이다.”

7 야곱 집이 말한다. “여호와의 영이 좁아졌느냐? 이런 것들이 그분의 행위냐?”

내 말이 바로 선 자에게 선하지 않느냐.

8 그런데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다. 평화롭게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전쟁을 피하는 자들에게서 겉옷을 벗겼다.

9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 즐거운 집에서 내쫓았다. 그 어린 자녀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

10 “일어나 가거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부정함 때문에 파멸이 온다. 극심한 파멸이.”

11 만일 어떤 사람이 거짓과 속임으로 걷다가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예언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들으려는 것만 예언하는 자들 — 미가 시대에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외치면 “예언하지 마라”는 압력을 받았다. 대신 “포도주와 독주가 풍족하리라”는 좋은 소리를 하면 환영받았다. 이 풍자가 날카롭다.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확인해 주는 예언자를 원한다. 미가는 그 반대편에 서 있다.





그러나 남은 자를

12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모두를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반드시 한데 모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스라의 양처럼 함께 둘 것이다. 목장 한가운데 양 떼처럼. 사람들로 시끌벅적할 것이다.

13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간다. 그들이 문을 뚫고 나가 그리로 나간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에 지나간다.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에 계신다.”

심판 다음의 회복 — 미가는 화를 선언한 직후 회복의 언어로 전환한다. 이 구조는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에도 반복되는 패턴이다. 심판이 마지막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모으심이 있다. 길을 여는 자, 왕이 앞서가는 이미지가 출애굽의 기억과 이어진다. 여호와가 앞서 가셨던 것처럼.

다음 장 — 부패한 지도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진다.




미가 3장 — 지도자들이 살을 뜯는다


통치자들을 향해

1 내가 말했다. “야곱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일이 아니냐?

2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 자들아.

3 내 백성의 살을 먹고,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뼈들을 부수고, 냄비에 넣을 고기처럼, 솥 안의 살처럼 해부하는 자들아.”

살을 뜯는다 —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다. 미가는 지도자들의 착취를 식인으로 묘사한다. 문자적 식인이 아니라, 그 폭력의 잔인함과 완전함을 전달하는 시적 언어다. 양 떼를 돌봐야 하는 목자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다. 에스겔 34장이 같은 이미지를 더 길게 전개한다.

4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그들이 악한 행위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삯을 먹는 예언자들

5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미혹하는 예언자들에 대해 — 그 이가 뭔가를 씹을 것이 있으면 ’평안’을 외치고, 그 입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

6 “그러므로 너희에게 밤이 될 것이다. 환상이 없는 밤. 너희에게 어두움이 될 것이다. 점 치는 것이 없는 어두움. 해가 예언자들 위에 질 것이다. 낮이 그들 위에 어두워질 것이다.

7 선견자들이 부끄러울 것이다. 점쟁이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 모두가 입을 막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삯에 따라 평화를 외치는 예언자들 — 음식을 받으면 평화를 예언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면 저주를 선언한다. 예언이 서비스업이 되어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직업. 미가는 이것을 거짓 예언의 본질로 본다. 예언의 진정성은 삯에서 독립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나는

8 그러나 나는 — 여호와의 영으로, 공의와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야곱에게 그 허물을,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선언하기 위해.

그러나 나는 — 3장의 전환점이다. 삯으로 예언하는 자들과 달리, 미가는 자신의 권위가 여호와의 영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것이 그가 심판을 외칠 수 있는 근거다. 외치기 싫어도 외친다. 받아들이기 싫어도 말한다. 이것이 예언자의 자리다.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9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공의를 혐오하고 바른 것을 모두 굽히는 자들아.

10 피로 시온을 세우고, 불의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자들아.

11 그 지도자들은 뇌물로 심판하고, 그 제사장들은 삯을 받고 가르치고, 그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한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않으냐?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세 직분의 타락 — 미가는 통치자, 제사장, 예언자 세 계층을 한꺼번에 고발한다. 세 집단 모두 같은 방식으로 타락했다. 돈. 그런데 그 타락이 여호와의 이름 아래 이루어진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다”는 말이 타락을 덮는 방패가 된다. 미가 시대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신성함의 보증처럼 여겨졌다. 그 신성함이 착취를 합리화했다.

12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성전 산이 수풀이 우거진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역사적 파장 — 미가 3:12는 예레미야 26:18에 직접 인용된다. 100여 년 후,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을 때 사람들이 죽이려 했다. 그때 장로들이 “히스기야 왕 시대의 미가가 같은 말을 했다. 그래도 히스기야가 미가를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하며 예레미야를 구했다. 미가의 예언이 100년 후의 예언자를 살렸다.

다음 장 — 심판 너머의 비전. 끝 날에 시온의 산에 만방이 올 것이다.




미가 4장 — 끝 날에 시온의 산으로


산들의 꼭대기에

1 끝 날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다. 언덕들 위로 높이 들릴 것이다. 민족들이 그리로 흘러올 것이다.

2 많은 나라들이 오며 말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3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강한 나라들을 아주 먼 곳까지 결정하실 것이다.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향해 칼을 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4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두렵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쳐서 낫을 — 이 구절은 이사야 2:2-4와 거의 동일하다. 두 예언자가 동시대에 같은 이미지를 공유했거나, 한쪽이 다른 쪽을 인용했거나, 공통 전통에서 가져왔거나 — 학자들이 판단이 나뉜다. 어느 쪽이든,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 예언자 전통 안에서 가장 강력한 평화의 비전 중 하나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 개인의 소작 토지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는 이미지다. 앞서 미가 2장에서 지주들이 남의 밭을 빼앗는 장면과 대조를 이룬다. 심판의 예언과 회복의 비전이 같은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이다.





모든 민족은 저마다

5 모든 민족은 저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히 행할 것이다.





절뚝이는 자들을 모으시리

6 “그 날에 — 여호와의 말씀이다 — 나는 절뚝이는 자들을 모을 것이다. 쫓겨난 자들을, 내가 상하게 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7 절뚝이는 자들을 남은 자로 만들 것이다. 멀리 쫓겨난 자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그들을 영원히, 그 이후로도 다스리실 것이다.”

8 너 양 떼의 망대야, 시온 딸의 언덕이여, 예전의 주권이 네게 올 것이다. 예루살렘 딸의 왕국이.

절뚝이는 자들 — 포로로 끌려간 자들, 추방된 자들, 전쟁에서 부서진 자들. 이들이 남은 자가 된다. 강한 자가 아니라 부서진 자들이 모여 새 나라를 이룬다는 역설이다. 미가의 구원론이 여기서 드러난다.





바벨론까지

9 지금 왜 부르짖느냐? 왕이 네 안에 없느냐? 네 모사가 사라졌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네게 잡혔느냐?

10 시온 딸아, 해산하는 여인처럼 겪고 괴로워하라. 이제 너는 성읍에서 나가 들판에서 살 것이다. 바벨론까지 갈 것이다. 거기서 구원받을 것이다. 여호와가 거기서 네 원수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실 것이다.

바벨론 — 미가는 BC 8세기 후반의 예언자다. 아직 아시리아가 강성한 시대다. 바벨론은 아직 열강이 아니다. 그런데 미가가 바벨론을 언급한다. 이것이 예언인지, 아니면 이 구절이 후대에 삽입된 것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나뉜다. 어느 쪽이든, 본문은 포로가 되고 돌아오는 과정 전체를 시야에 담고 있다.





민족들을 타작하리라

11 지금 많은 민족들이 너를 향해 모여 말한다. “시온이 더럽혀지자. 우리 눈이 그것을 볼 것이다.”

12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그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가 그들을 타작 마당의 볏단처럼 모으셨다.

13 일어나 타작해라, 시온 딸아. 내가 네 뿔을 쇠로 만들 것이다. 네 굽을 청동으로 만들 것이다. 네가 많은 민족들을 부술 것이다. 그들의 탈취물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인께.

다음 장 —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계속된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는 예언이 등장한다.




미가 5장 —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지금은 포위당했지만

1 이제 네 군대를 모아라, 군대의 딸아. 우리가 포위당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칠 것이다.

재판관의 뺨을 — 1절은 4장의 전쟁 상황에서 이어진다. 지도자가 수치를 당한다. 포위당한 도성 안에서 왕 혹은 재판관이 막대기로 맞는 이미지다. 굴욕의 극한 표현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절 다음에 2절이 온다.





베들레헴에서

2 너 베들레헴(Bethlehem · ㉸ 베들레헴) 에브라다(Ephrathah)야, 너는 유다의 족속들 가운데 작다. 그러나 너에게서 나에게로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옛적에, 영원한 날들에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 혹은 지역명이다(창세기 35:19, 룻기 4:11). 유다 남부 산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킬로미터. 다윗의 고향이다. 미가는 다윗 왕조가 몰락의 위기에 처한 시대에, 그 출발점이었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새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마태복음 2:6의 인용 —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인용한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다(마태복음 2:5-6). 이 예언이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과 연결된 근거가 되었다. 미가의 예언이 기록된 지 700여 년 후의 이야기다.

그의 기원은 영원한 날들에 — 히브리어 ‘케뎀(קֶדֶם)’과 ’올람(עוֹלָם)’. 옛적부터, 영원으로부터. 이 표현이 새 다스리는 자의 초월적 기원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다윗 왕조의 오래된 뿌리를 가리키는지 — 해석이 나뉜다.





그러므로 내버려 두시리라

3 그러므로 그는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때 그 형제들 중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4 그가 서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먹일 것이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그들이 살 것이다. 이제 그가 땅 끝까지 크게 될 것이다.

5 이 분이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Assyria)가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우리 궁전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를, 여덟 사람의 지도자를 그를 대항해 세울 것이다.

6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고, 니므롯(Nimrod)의 땅을 그 문에서 황폐케 할 것이다. 아시리아가 우리 땅에 들어오고 우리 국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 분이 우리의 평화가 될 것이다 — 5절의 “이 분”은 2절에서 예고한 베들레헴에서 나올 다스리는 자를 가리킨다. 그분 자신이 평화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 자체가 된다. 히브리어 ’살롬(שָׁלוֹם)’은 단순한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온전함, 충만함이다.





남은 자

7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풀 위의 단비처럼.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8 야곱의 남은 자가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수풀의 동물들 가운데 있는 사자처럼 될 것이다. 양 떼 가운데 있는 어린 사자처럼. 지나가며 짓밟고 찢을 것이다. 건져낼 자가 없다.

9 네 손이 네 원수들을 향해 높아질 것이다. 너의 모든 대적들이 끊어질 것이다.





가운데에서 끊으리라

10 “그 날에 — 여호와의 말씀이다 — 내가 네 말들을 네 가운데서 끊겠다. 네 병거들을 멸하겠다.

11 네 땅의 성읍들을 끊겠다. 네 모든 요새들을 허물겠다.

12 복술을 네 손에서 끊겠다. 점쟁이들이 네 안에 없게 되겠다.

13 네 새긴 우상들과 기둥들을 네 가운데서 끊겠다. 네 손이 만든 것을 더 이상 절하지 않을 것이다.

14 네 아세라 목상들을 네 가운데서 뽑겠다. 네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15 내 말을 듣지 않은 민족들에게 분노와 진노로 복수를 행하겠다.”

말, 병거, 우상 — 무엇을 의지하는가의 목록이다. 군사력(말, 병거), 점술(복술, 점쟁이), 종교적 형상(우상, 아세라). 미가가 끊겠다고 말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것들이다. 회복은 그것들의 제거에서 시작된다.

다음 장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신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한 문장이 온다.




미가 6장 —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산들과 논쟁하다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일어나라. 산들을 향해 네 논쟁을 제시하라. 언덕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2 산들아, 여호와의 논쟁을 들어라. 땅의 영속하는 기초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가 그의 백성과 논쟁하신다. 이스라엘과 다투신다.

산들이 증인이다 — 법정 언어로 쓰인 단락이다. 히브리어 ’립(רִיב)’은 법적 분쟁, 고발을 뜻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부른다. 증인석에는 산들이 앉는다. 산들은 태초부터 있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목격했다. 이 법정에서 검사는 여호와이고, 피고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네게 무엇을 했느냐

3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디서 너를 지치게 했느냐? 내게 증언하라.

4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했다. 종살이의 집에서 너를 속량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Miriam · ㉸ 미르얌)을 네 앞에 보냈다.

5 내 백성아, 발락(Balak) 왕이 꾸민 것을 기억하라. 발람(Balaam · ㉸ 발라암) 아들 브올(Beor)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싯딤에서 길갈(Gilgal)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것으로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들을 알라.”

내가 네게 무엇을 했느냐 — 이 질문은 배신당한 자의 질문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데, 그 방식이 고함이 아니라 물음이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어디서 내가 너를 힘들게 했느냐?” 이 물음 앞에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다. 고발은 증거로 시작한다 — 출애굽, 속량, 지도자들, 발람 사건의 전복.

발람 사건 — 민수기 22-24장.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예언자 발람을 고용했다.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셨고, 저주 대신 축복이 나왔다. 여호와의 의로운 행위가 이스라엘을 위해 적의 진영에서도 일어났다는 증거다.





무엇으로 나아가리요

6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리요? 높으신 하나님께 절하리요? 번제물, 일 년 된 송아지로 그 앞에 나아가리요?

7 여호와가 수천의 숫양을 기뻐하시리요? 수만의 기름 강을 기뻐하시리요?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리리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리리요?”

맏아들을 드리리요 — 이스라엘 주변 문화에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관행이 있었다. 미가는 이것을 순서 안에 놓는다. 송아지 → 숫양 → 기름 → 맏아들. 얼마나 더 많이 드려야 하느냐는 질문의 끝이다. 더 많은 것, 더 값비싼 것, 마침내 가장 소중한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여호와가 구하시는 것이 아니다. 다음 절에서 전환이 온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8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네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가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닌가.

미가 6:8 —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613개의 율법 조항을 세 단어로 압축한 것으로 불린다.

공의(미슈파트, מִשְׁפָּט) — 법적 올바름. 법정에서 옳은 판결을 내리는 것. 약자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 사회적 질서의 차원이다.

인자(헤세드, חֶסֶד) —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다. 언약적 충성, 변하지 않는 사랑, 은혜로운 친절. 공의가 최소한의 요구라면, 헤세드는 그 너머의 자발적 선함이다. 관계의 차원이다.

겸손하게(찬에아, צְנֵעַ) — 조용하게, 낮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작게 두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다. 하나님과 걷는 방식이다.

세 단어의 순서 — 공의가 먼저다. 사회적 올바름이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다음이 헤세드, 관계적 충성이다. 마지막이 겸손한 동행이다. 이것이 미가가 묻는 것의 답이다. 수천의 양도, 맏아들도 아니다. 이 세 가지다.





부정한 저울

9 여호와의 목소리가 성읍에 외친다. 지혜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너희는 막대기를, 그것을 임명하신 분을 들어라.

10 악인의 집에 불의의 재물이 아직도 있느냐? 저주받은 작은 에바(ephah)가 아직도 있느냐?

11 내가 악한 저울을, 속이는 추들의 자루를 순결하게 여기겠느냐?

12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 안에서 속인다.

13 그러므로 나도 네게 병을 더하여 치겠다. 네 죄들로 인해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14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네 굶주림이 네 안에 있을 것이다. 너는 치워놓아도 빼앗기고, 빼앗기는 것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15 너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올리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를 얻어도 마시지 못할 것이다.

16 오므리(Omri)의 관례와 아합(Ahab) 집의 모든 행위가 지켜졌다. 너희가 그들의 모략을 따라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주민들을 비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너희는 내 백성의 수치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오므리와 아합 —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들로 기록된다. 오므리가 왕조를 세웠고(BC 885-874년경), 아합이 시돈 공주 이세벨(Jezebel · ㉸ 이제벨)과 결혼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공식 도입했다.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고 있다는 고발이다. 분리된 왕국이지만, 타락은 전파된다.

부정한 저울, 작은 에바 — 에바는 곡물 계량 단위다. 살 때는 에바를 크게, 팔 때는 작게 써서 이익을 본다. 이 고발이 6:8의 “공의”와 직결된다. 공의는 시장에서도 성립해야 한다. 저울이 정직해야 한다. 추가 공평해야 한다. 신앙과 경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다음 장 — 미가는 현실의 부패를 한탄하다가 신뢰의 고백으로 끝맺는다.




미가 7장 — 그러나 누가 주와 같으랴


탄식

1 나는 비참하다. 여름 과일을 추수한 뒤처럼, 포도를 수확한 뒤처럼.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내 영혼이 원하는 첫 과일이 없다.

2 신실한 자가 땅에서 사라졌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 그들 모두가 피를 흘리려고 잠복한다. 각자 그물로 자기 형제를 사냥한다.

3 두 손으로 악을 능숙하게 한다. 관리는 뇌물을 요구하고, 재판관은 삯을 받고 심판하고, 큰 자는 자기 영혼의 악한 욕망을 말한다. 그들이 함께 그것을 엮는다.

4 그들 중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다.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 울타리보다 못하다. 네 파수꾼들의 날, 네 심판의 날이 왔다. 이제 그들의 혼란이 있을 것이다.

여름 과일 추수 후 — 이스라엘의 포도와 무화과 수확이 끝난 뒤의 텅 빈 과수원이다. 첫 과일,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이 없다. 미가가 보는 사회 풍경이 이렇다. 선하고 신실한 사람을 찾아봐도 없다. 남은 것은 가시뿐이다.





가까운 자도 믿지 말라

5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문들을 조심하라.

6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 사람들이다 — 예수가 마태복음 10:35-36에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가정의 분열이 종말론적 징조의 언어가 된 것이다. 미가가 BC 8세기에 관찰한 사회 붕괴의 이미지가 수백 년 후의 신약 언어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나는 기다린다

7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다.

8 내 원수여,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넘어졌지만 일어날 것이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아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다.

9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의 진노를 짊어질 것이다. 그가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내 사건을 처리하실 때까지.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그의 의를 볼 것이다.

그러나 나는 — 7절의 전환이 결정적이다. 1-6절의 암울한 현실 묘사 뒤에 한 단어가 온다. ‘그러나.’ 이것이 미가의 신학적 선택이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 현실에 머무르지 않는다. 고백이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다. 현실 가운데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원수의 수치

10 내 원수가 그것을 볼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자가. 그의 눈이 그것을 볼 것이다. 이제 그가 거리의 진흙처럼 짓밟힐 것이다.

11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에는 경계가 멀어질 것이다.

12 그 날에는 아시리아에서, 애굽의 성읍들에서 네게 올 것이다. 강(Euphrates · ㉸ 유프라테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13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할 것이다. 그 주민들의 행위의 열매로.





남은 자를 먹이소서

14 네 지팡이로 네 백성을 먹여라. 네 기업인 양 떼를, 혼자 수풀 가운데 사는 자들을. 바산(Bashan)과 길르앗(Gilead)이 옛날처럼 먹힐 것이다.

15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처럼 내가 그에게 이적을 보여주겠다.”

16 민족들이 보고 자기 능력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다. 그 귀가 먹을 것이다.

17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이다. 땅의 기어다니는 것들처럼. 그들이 두려움으로 그들의 요새에서 떨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를 경외할 것이다.





주와 같은 하나님

18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허물을 용서하시고 자기 기업의 남은 자의 죄를 지나치시는 하나님이. 그는 그의 진노를 영원히 붙들지 않으신다. 그가 인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19 그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불의를 짓밟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 깊숙이 던지실 것이다.

20 주께서 야곱에게 진실을, 아브라함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누가 주와 같으리요 — ’미카 엘(מִיכָה אֵל)’이다. 미가(Micah)라는 이름 자체가 이 질문이다. 예언자의 이름이 예언의 결론이다. 책이 그 이름으로 닫힌다.

허물을 용서하시고 — 히브리어 ’나사 아본(נֹשֵׂא עָוֹן)’이다. 죄를 들어 올리다, 짊어지다. 허물을 그냥 지워버리는 게 아니다. 들어 올려 옮기신다. 누군가는 그것을 져야 한다. 미가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바다 깊숙이 던지실 것이다 — 히브리어 ‘야솔리크 빔추롯 얌(וְתַשְׁלִיךְ בִּמְצֻלוֹת יָם)’. 이 구절에서 “죄를 바다에 던진다”는 이미지가 왔다. 유대교 신년 절기 로쉬 하샤나(Rosh Hashanah) 오후에 흐르는 물가에 나가 죄를 상징하는 빵 부스러기를 물에 던지는 의식이 있다. 이름이 ’타쉴리크(Tashlich)’인데, 미가 7:19의 이 동사에서 온 이름이다. 미가의 시가 수천 년의 의식을 만들었다.

미가의 마지막 단어 —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미가는 지도자의 부패, 토지 수탈, 사회 붕괴, 심판, 포로, 회복을 모두 지나 — 가장 오래된 약속으로 돌아간다. 처음 하신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것이 희망의 뿌리다.

다음 책 — 나훔. 니느웨의 멸망이 예고된다.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목격했다면, 나훔은 그 최후를 본다.


[image: 나훔 표지]








나훔

니느웨의 멸망 — 요나가 외친 그 도시의 마지막.




나훔 조망

나훔은 BC 612년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미리 노래한다. 요나가 회개시킨 도시가 후대에 다시 부패하고, 결국 메대·바벨론 연합군에 무너진다.


전체 · 나훔 (1~3장)

니느웨의 마지막




나훔 1장 —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예언자 나훔

1 니느웨(Nineveh · ㉸ 니네베)에 관한 나훔(Nahum)의 짐. 엘고스(Elkosh)의 나훔이 받은 환상의 책.

나훔 — 이름의 뜻은 ‘위로’ 혹은 ’위안’이다. 이 책의 내용이 위로인가 심판인가. 유다 입장에서는 위로다. 그들을 압박해 온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 예언이기 때문이다. 엘고스의 위치는 알 수 없다. 갈릴리라는 견해, 유다 남부라는 견해, 바벨론 근처라는 견해가 있다.

나훔의 시대 — BC 7세기 후반이다. BC 663년 아시리아가 애굽의 노 아몬(No-Amon)을 함락시킨 사건이 본문에서 과거로 언급되므로(3:8), 그 이후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직 서 있으므로 BC 612년 니느웨 함락 이전이다. 요나가 BC 8세기 초중반 니느웨의 회개를 기록한다면, 나훔은 그로부터 한 세기 이상 지난 뒤 그 도시의 종말을 예고한다.

요나와 나훔 — 같은 도시, 다른 결말. 요나 때 니느웨는 회개하고 살았다. 나훔 때 니느웨는 다시 돌아와 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지만, 역사적 심판은 온다. 두 책이 나란히 있는 것이 의도적이다.





질투하시며 복수하시는 하나님

2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복수하신다. 여호와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신다. 여호와는 자기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며 자기 원수들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3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능력이 크시다. 여호와는 죄 있는 자를 결코 무죄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의 길은 폭풍과 광풍 가운데 있다. 구름이 그의 발의 먼지다.

4 그가 바다를 꾸짖으시니 그것이 말랐다. 모든 강들을 마르게 하셨다. 바산(Bashan)과 갈멜(Carmel · ㉸ 카르멜)이 시들어가고, 레바논(Lebanon)의 꽃이 시들어간다.

5 산들이 그로 인해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는다. 땅이 그의 면전에서 들어올려지고,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자들도.

6 그의 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의 맹렬한 진노를 누가 견딜 수 있는가?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졌다. 바위들이 그로 인해 허물어진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 출애굽기 34:6의 언어다. 그런데 미가 6:8이 그 자비의 측면을 강조했다면, 나훔 1:3은 같은 본문에서 심판의 측면을 꺼낸다. 여호와의 자비는 심판을 무력화하지 않는다. 더딜 뿐이다. 오래 참으셨으나, 결국 오신다.

바다가 마르다 — 출애굽의 홍해 기적을 연상시키는 언어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자연 질서도 반응한다. 바산, 갈멜, 레바논은 고대 근동에서 울창한 숲과 비옥함의 상징이었다. 그것들이 시드는 것은 우주적 심판의 이미지다.





피난처이신 여호와

7 여호와는 선하시다. 환난의 날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아신다.

8 그러나 넘치는 홍수로 그가 그것이 있는 곳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다. 어두움이 그의 원수들을 추격할 것이다.

선하시다, 그러나 — 7절과 8절이 같은 하나님을 묘사한다. 7절은 피난처, 8절은 심판자. 이 두 얼굴이 나훔 1장의 구조다. 피난처는 그를 신뢰하는 자를 위한 것이다. 홍수는 원수들을 위한 것이다. 같은 폭풍우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니느웨를 향해

9 너희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무엇을 꾸미느냐? 그가 완전히 끝내실 것이다. 환난이 두 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0 그들이 엉킨 가시덤불처럼 될 것이다. 그 술에 취한 자들처럼 될 것이다. 마른 지푸라기처럼 완전히 소비될 것이다.

11 여호와를 대적하여 악을 꾸미는 자, 불의를 모략하는 자가 너에게서 나왔다.





유다를 향해

12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온전하고 많다 해도, 그들은 잘려서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를 괴롭혔지만,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13 이제 내가 너의 멍에를 그에게서 부러뜨릴 것이다. 너의 결박들을 끊겠다.”

14 여호와가 너에 대해 명령하셨다. “네 이름에서 씨를 더 이상 뿌리지 않을 것이다.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끊겠다. 네가 비천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네 무덤을 만들겠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15 보아라. 산들 위에 아름다운 발이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의.

유다야, 네 절기를 지켜라. 네 서원을 갚아라. 불의한 자가 다시는 너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완전히 끊어졌다.

아름다운 발 — 이사야 52:7에도 거의 같은 표현이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바울이 로마서 10:15에서 이 이사야 구절을 인용한다. 나훔의 이 절이 이사야와 바울을 연결하는 다리다.

절기를 지켜라, 서원을 갚아라 — 억압자가 사라지면 이스라엘이 다시 정상적인 예배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이 해방의 구체적 내용이다. 살아 있는 것, 모이는 것, 제사 드리는 것 — 이것들이 압제 아래서 방해받았다. 이제 그 방해가 제거된다.

다음 장 — 니느웨 함락의 환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나훔 2장 — 니느웨 함락의 환상


부수는 자가 올라온다

1 부수는 자가 네 앞에 올라왔다. 요새를 지켜라. 길을 바라보아라. 허리를 단단히 하라. 힘을 크게 모아라.

부수는 자 — 히브리어 ’메피츠(מֵפִיץ)’다. 흩뿌리는 자, 부수는 자. 니느웨를 공격할 군대가 온다. 역사는 이 군대를 메대-바벨론 연합군으로 기록한다. 나보폴라사르(Nabopolassar)의 바벨론 군대와 키악사레스(Cyaxares)의 메대 군대가 BC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시켰다. 나훔의 예언이 그 사건에 앞서 있다.

2 여호와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 가지들을 망쳤기 때문이다.





병거들이 달린다

3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다. 군인들은 진홍으로 뒤덮여 있다. 병거들은 불처럼 빛나는 쇠로 준비되어 있다. 그것들이 만들어질 때 전나무 창들이 흔들린다.

4 병거들이 거리에서 미치듯 달린다. 넓은 길에서 이리저리 내달린다. 불꽃처럼 보인다. 번개처럼 날아다닌다.

5 그가 자기 장수들을 소환한다. 그들이 걸어가며 비틀거린다. 성벽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덮개가 준비된다.

6 강의 수문들이 열렸다. 궁전이 흔들린다.

강의 수문들이 열렸다 — 고대 기록들은 니느웨 함락 시 강의 범람이 일어났다고 전한다.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쿨루스(Diodorus Siculus)는 티그리스 강의 홍수가 성벽 일부를 약화시켰다고 기록했다. 나훔의 이 구절이 역사적 사건의 기억과 일치한다.

붉은 방패와 진홍 군인 — 아시리아를 공격한 바벨론·메대 연합군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공격당하는 아시리아 군대 자체로 보기도 한다. 붉은색은 아시리아 군사 전통에서 두드러진 색이었다. 고고학적으로도 아시리아 군대의 방패와 병거가 붉은 계열로 장식된 것이 확인된다.





도시가 무너진다

7 정해진 것이다. 그녀가 벌거벗겨지고 사로잡혀 올라갔다. 그녀의 여종들이 비둘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통곡하며 자기 가슴을 친다.

8 니느웨는 옛날부터 물의 못 같았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친다. “서라! 서라!”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9 은을 약탈하라. 금을 약탈하라. 저장된 물건들이 끝이 없다. 온갖 귀한 기물들이 풍부하다.

10 텅 비었다. 비었다. 황폐하다. 마음이 녹아내린다. 무릎이 부딪힌다. 허리에 몹시 아픔이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졌다.

텅 비었다. 비었다. 황폐하다 — 히브리어 원문은 ’בּוּקָה וּמְבוּקָה וּמְבֻלָּקָה (부카 우메부카 우메불라카)’다. 같은 어근의 변주들이다. 소리 자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나훔의 시는 이 구절에서 언어와 내용이 하나가 된다.





사자의 굴이 사라지다

11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 어린 사자들을 먹이는 곳이. 사자가 와서 거기 들어갔고, 어린 사자가 아무도 그것들을 두렵게 하지 않고 거닐었다.

12 사자가 그 새끼들을 위해 충분히 찢었다. 그 암사자들을 위해 잡아 죽였다. 굴을 먹이로 채웠다. 거처를 찢은 것들로 채웠다.

13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연기 가운데서 네 병거들을 불태우겠다. 칼이 네 어린 사자들을 먹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네 먹이를 끊겠다. 네 사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자의 굴 — 아시리아 제국은 사자를 왕권의 상징으로 삼았다.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 왕의 니느웨 궁전 벽에는 유명한 사자 사냥 부조가 있다. 수십 마리의 사자가 쏘이고 창에 찔리는 장면이 벽면 전체를 채운다. 왕이 사자를 사냥함으로써 왕국을 위협하는 혼돈을 정복하는 의식적 이미지였다. 나훔은 그 상징을 뒤집는다. 사자들의 굴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사자의 소리가 끊긴다고 말한다.

1845년 오스틴 헨리 라야드의 발굴 — 라야드는 이라크 북부 모술 근처에서 니므루드와 니느웨 궁전을 발굴했다.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약 3만 점의 점토판을 찾아냈다. 그 중에는 길가메시 서사시(Epic of Gilgamesh) 전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홍수 이야기를 담은 이 서사시가 창세기 노아 이야기와 연관된 텍스트로 당시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나훔이 예언한 도시의 폐허에서, 고대 근동의 가장 중요한 문학 유산이 나왔다.

다음 장 — 피의 도시에 화가 선언된다.




나훔 3장 — 피의 도시에 화 있을진저


피의 도시

1 화 있을진저. 피의 도시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강탈이 가득하다. 먹이가 떠나지 않는다.

2 채찍 소리. 바퀴 소리. 달리는 말. 덜컹거리는 병거.

3 올라오는 기병. 번쩍이는 칼. 빛나는 창. 죽임당한 자들의 무리. 시체 더미. 끝이 없는 사체들. 그들은 시체들 위에 걸려 넘어진다.

피의 도시 — ‘이르 다밈(עִיר דָּמִים)’. 니느웨에 대한 고발이다. 아시리아의 전쟁 잔혹성은 고대 세계에서 유명했다. 아시리아 왕들의 자신들의 비문에 적군에 대한 극형을 자랑스럽게 기록했다. 기둥에 산 채로 꿰어 세우기, 포로들의 손발 절단, 살가죽 벗기기 — 이것들이 아시리아 왕들의 전쟁 기록에 직접 등장한다. 나훔은 그 폭력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다.

채찍 소리, 바퀴 소리 — 3절까지 이어지는 이 묘사는 전쟁의 소리와 이미지를 끊어진 문장들로 나열한다. 히브리어 원문은 더 짧다. 동사도 없이 명사만 나열되는 부분이 있다. 독자가 그 장면 안으로 던져지는 효과다.





창녀처럼

4 아름다운 창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다. 마술을 행하는 자. 그 음행으로 민족들을 판 자. 그 마술로 족속들을 판 자.

5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네 치마를 네 얼굴 위로 올리겠다. 민족들에게 네 벌거벗음을 보이겠다. 왕국들에게 네 수치를 보이겠다.

6 내가 혐오스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지겠다. 너를 더럽히겠다.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겠다.

7 모든 너를 보는 자가 너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니느웨가 황폐해졌다’라고 말할 것이다. 누가 그녀를 위해 슬퍼하겠느냐? 어디서 내가 위로하는 자들을 너를 위해 찾겠느냐?”

창녀의 은유 — 호세아,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의 배신을 표현할 때 쓰인 이미지가 여기서는 니느웨에게 적용된다. 니느웨가 마술과 외교적 속임으로 민족들을 조종했다는 뜻이다. 아시리아의 제국 통치는 무력만이 아니라 동맹국을 착취하고 조공을 수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훔은 그것을 창녀의 관행으로 본다.





노 아몬처럼

8 너는 강들 가운데 앉은 노 아몬보다 낫느냐? 물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 그 방어벽은 바다였다. 그 성벽은 물이었다.

9 에티오피아(Ethiopia)가 그 힘이었다. 애굽(Egypt · ㉸ 이집트)도. 그것은 끝이 없었다. 풋(Put)과 루빔(Lubim)이 그 돕는 자들이었다.

10 그럼에도 그녀도 포로로 갔다. 사로잡혀 갔다. 그 어린 아이들도 모든 길 어귀에서 산산조각 났다. 그 귀한 자들을 위해 제비를 뽑았다. 그 모든 큰 자들이 사슬에 묶였다.

노 아몬 — 이집트의 테베(Thebes)다. 상이집트의 수도이자 태양신 아문(Amun)의 성소였다. BC 663년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이 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함락시켰다. 이 역사적 선례가 나훔의 논거다. 노 아몬도 망했다. 니느웨도 망한다. 크다고 안전한 것이 없다.





니느웨의 방어가 무너진다

11 너도 취할 것이다. 네가 숨겨질 것이다. 너도 원수를 피해 강력한 요새를 구할 것이다.

12 네 모든 요새들은 첫 열매가 달린 무화과나무 같다. 흔들리면 먹는 자의 입 안으로 떨어진다.

13 보아라. 네 백성이 네 안에서 여자들 같다. 네 땅의 문들이 네 원수들에게 활짝 열린다. 불이 네 빗장들을 삼켰다.

14 포위를 위한 물을 길어 모아라. 네 요새들을 튼튼하게 하라. 진흙 속으로 들어가라. 진흙을 밟아라.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15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칼이 너를 베어낼 것이다. 메뚜기처럼 너를 삼킬 것이다. 메뚜기 떼처럼 너 자신을 많이 하라. 황충처럼 너 자신을 많이 하라.

포위를 위한 물을 길어라 — 아이러니로 가득한 명령이다. 준비하라. 단단히 하라. 벽돌을 쌓아라. 그러나 그 모든 준비가 결국 소용없을 것이다. 불이 온다. 칼이 온다. 아무리 준비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단락이 말하는 것이다.





상인들도 관리들도

16 너는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이 네 상인들을 번성시켰다. 메뚜기 유충이 허물을 벗고 날아가 버린다.

17 네 관리들은 메뚜기 같다. 네 장군들은 추운 날에 담장에 떼 지어 앉은 큰 메뚜기 같다. 해가 뜨면 날아가 버린다. 그 장소를 모른다. 어디로 갔는지.

메뚜기들이 날아가다 — 해가 뜨면 메뚜기 떼가 일제히 날아간다. 모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아시리아의 상인 네트워크와 군사 관료들이 그렇다. 제국이 흔들리면 그들은 사라진다. 보존해야 할 자신의 것이 없는 자들은 제국과 함께 망하지 않는다.





왕들이 잠들다

18 앗수르 왕아, 네 목자들이 잠들었다. 네 귀한 자들이 쉬고 있다. 네 백성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 모으는 자가 없다.

19 네 상처는 치료가 없다. 네 부상은 치명적이다. 너에 관한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며 손뼉 칠 것이다. 너의 악이 지나가지 않은 자가 누가 있었느냐?”

손뼉 치다 — 나훔서의 마지막 이미지다. 니느웨의 멸망 소식을 듣는 민족들이 손뼉을 친다. 슬픔이 아니라 박수다. 오랜 억압 아래 있던 자들의 반응이다. “너의 악이 지나가지 않은 자가 누가 있었느냐” — 아시리아의 잔혹성이 미치지 않은 민족이 없었다. 그 모두가 이 소식을 듣는다.

니느웨 함락의 역사 — BC 612년 8월, 메대의 키악사레스와 바벨론의 나보폴라사르 연합군이 니느웨를 포위했다. 약 세 달의 공성전 끝에 도시가 함락되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신샤리슈쿤(Sin-shar-ishkun)이 도시와 함께 불에 타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나훔이 예언한 불과 칼이 실제로 왔다.

나훔서의 위치 — 나훔은 심판 예언서다. 위로가 없이 끝난다. 이스라엘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억압자의 종말이 위로가 되는 방식이다. 시편 137편처럼, 폭력 아래 있던 자들의 기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신학적으로 불편하지만, 역사적으로 실제였던 감정이다. 성경은 그것을 지우지 않는다.

세 책의 연결 — 오바댜는 형제의 배반을 고발하고, 요나는 보편적 자비의 가능성을 말하고, 나훔은 돌이키지 않는 악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다. 세 권이 함께 읽힐 때, 어느 하나가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비가 있다. 그러나 역사의 청산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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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국

왜 침묵하십니까 — 항변과 응답.




하박국 조망

하박국은 야훼와 직접 대화하는 형식의 책이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2:4) — 사도 바울이 로마서·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신약 신학의 토대 구절. 마지막 3장은 시.


전체 · 하박국 (1~3장)

두 항변·다섯 화·기도의 시




하박국 1장 — 왜 침묵하십니까


첫 항변 — 불의를 보면서

1 하박국(Habakkuk · ㉸ 하바쿡) 선지자가 받은 경고.

2 여호와여, 내가 얼마나 부르짖어야 합니까? 들으시지 않으시렵니까? 내가 폭력이라고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시렵니까?

3 어찌하여 나를 죄악을 보게 하시며 악을 바라보게 하십니까? 파멸과 포악이 내 앞에 있고 다툼이 있으며 분쟁이 일어납니다.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굽게 행해집니다.

하박국은 구약 예언자 중 드문 존재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대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한다. 항변이 예언의 형식이다. 왜 악이 판치는가 — 이것이 그의 고통이었다. 본문은 시대적 배경을 명시하지 않지만, 학자들 대다수는 유다 왕국 말기, 요시야 이후 여호야김 통치기(BC 609-598)로 본다. 내부 불의가 극에 달했던 시기다.





야훼의 첫 응답 — 갈대아인을 보내겠다

5 “너희는 이방 민족들을 보라. 살펴보고 크게 놀라라. 너희 시대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말해도 믿지 않을 일이리라.

6 보라, 내가 갈대아인(Chaldeans · ㉸ 칼데아인)을 일으키리라. 그 민족은 사납고 성급하다. 땅의 넓은 곳들을 행진하여 자기 것이 아닌 거처를 빼앗는다.

7 그들은 두렵고 무섭다. 그들의 공의와 위엄은 자기에게서 나온다.

8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마병은 멀리서 달려와 먹이를 향해 독수리처럼 날아온다.

9 그들은 다 폭력을 위해 온다. 그들의 얼굴은 앞을 향하고 그들이 포로를 모으기를 모래처럼 많이 한다.

10 그들은 왕들을 비웃고 지도자들을 조롱한다. 그들은 모든 요새를 비웃으며 흙을 쌓고 그것을 빼앗는다.

11 그리고는 바람처럼 지나가버린다. 그들은 자기 힘을 신으로 여기고 죄를 짓는다.”

갈대아인 — 신바빌로니아 제국(Neo-Babylonian Empire)을 구성한 셈족 계열 민족이다. BC 626년 나보폴라사르(Nabopolassar)가 바빌론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Nebuchadnezzar II)가 BC 605년 이후 고대 근동을 석권했다. 하박국이 갈대아인의 등장을 예언했을 때 그들은 이미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이 민족은 BC 605년 유다를 처음 침략하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다.





두 번째 항변 — 악인으로 의인을 치심은

12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는 영원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그들을 심판하려 세우셨고 반석이시여, 주는 그들을 징계하려 두셨습니다.

13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시어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반역자들을 바라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킬 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14 주는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통치자 없는 기는 것들처럼 만드셨습니다.

15 그가 낚시 바늘로 다 끌어올리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읍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16 그러므로 그가 그물에 제물을 드리고 투망에 분향합니다. 그것으로 자기 몫이 풍성하고 양식이 기름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가 계속 그물을 비우고 나라들을 끊임없이 죽임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의 두 번째 항변은 더 예리하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내 백성 안의 악인을 내버려두십니까?”였다. 이제는 “왜 그 악인들을 심판하려고 더 악한 자들을 쓰십니까?”다. 논리적으로 합당한 질문이다. 도덕적 감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하박국은 답을 기다린다. 2장이 그 답이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시어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 이 구절은 기독교 신학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언어로 인용되었다. 그런데 문맥에서 이 구절은 항변이다. 주장이 아니라 질문이다. “당신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신학적 원칙을 무기로 하나님께 되돌려준다.



다음 장 — 하박국은 망루에 올라 답을 기다린다. 여호와의 응답이 온다. “묵시를 기록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망루에서 기다리다

1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지켜보겠다. 그가 내 항변에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하박국은 행동을 취한다. 항변을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기다린다. 망루는 파수꾼이 올라가는 곳이다 — 적이 오는지 지켜보는 자리.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지 지켜보는 자리에 올라간다. 이것이 예언자의 자세다.





야훼의 응답 — 묵시를 기록하라

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묵시를 기록하라. 판에 명백히 새겨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 이 묵시는 정한 때를 위한 것이다.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니 그것이 더디다 해도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4 보라, 그의 영혼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5 술은 거만한 자를 속인다. 그는 집에 있지 않는다. 스올처럼 입을 넓게 벌린다. 죽음처럼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여러 민족을 모으고 여러 백성을 자기에게 집합시킨다.”

하박국 2:4 —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צַדִּיק בֶּאֱמוּנָתוֹ יִחְיֶה).” 구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한 줄이다. 바울이 로마서 1:17과 갈라디아서 3:11에서 이 구절을 뽑아 이신칭의(以信稱義)의 근거로 제시했다. 히브리서 10:38도 인용한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1515년 로마서를 강의하다 이 구절에서 종교개혁의 불꽃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믿음으로(בֶּאֱמוּנָתוֹ)”의 히브리어 에무나(אֱמוּנָה)는 ‘신실함’, ‘견고함’, ’꿋꿋이 붙어 있음’을 의미한다. 순간적 감정이 아닌 지속적 신뢰다.





다섯 가지 화

6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속담과 조롱이 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빚진 자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자여, 언제까지 하겠느냐?

7 너를 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흔드는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그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라.

8 네가 여러 민족을 노략하였으므로 그 남은 모든 민족이 너를 노략하리라.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주민에게 포악을 행하였음이라.”

첫 번째 화 — 착취와 탐욕. 빼앗는 자는 빼앗기리라는 원리다.

9 “불의의 이익으로 자기 집을 위하여 높은 곳에 깃들이며 화를 피하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0 네가 여러 민족을 끊어 네 집에 수치를 꾀하였으니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였느니라.

11 담벼락에서 돌이 부르짖겠고 들보가 그것에 응답하리라.”

두 번째 화 — 강탈로 쌓은 집. 건물의 돌과 들보가 불법을 증언한다는 생생한 표현이다.

12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도읍을 세우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3 민족들이 불의 먹이가 되도록 수고하며 열방들이 헛것을 위하여 피곤하게 됨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14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세 번째 화 — 피로 쌓은 제국. 그러나 제국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다. 14절은 하박국 전체에서 가장 빛나는 문장 중 하나다. 이사야 11:9와 거의 동일한 표현을 공유한다.

15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고 그들의 하체를 바라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6 네게는 영광이 아닌 수치가 가득하리라. 너도 마시라. 너의 무할례가 드러나리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며 더러운 수치가 네 영광을 가리리라.

17 이는 네가 레바논(Lebanon)에 행한 포악이 너를 덮을 것이요 네가 짐승들을 두렵게 함이 너를 인하여 올 것임이라.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주민에게 포악을 행하였음이라.”

네 번째 화 — 이웃을 모욕한 자. 레바논의 삼림을 베어낸 바빌론의 행위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다.

18 “새긴 우상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것은 그 만든 자가 새겨 만든 것이요 부어 만든 우상은 가르치는 거짓 신이라. 만든 자가 그 만든 것을 의지하니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든 자에게 화 있을진저.

19 나무를 보고 깨어나라, 잠잠한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라, 이것이 금과 은으로 입혔으나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 화 — 우상 숭배. 돌과 나무에게 명령하는 자의 어리석음. 바빌론의 마르둑(Marduk) 신상 제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20 “그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20절 — 다섯 화 전체의 마침표. 우상은 말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잠잠하라(הַס)는 명령은 경배의 침묵이다. 아모스 6:10, 스바냐 1:7도 같은 침묵을 명한다. 인간의 모든 소음이 멈출 때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난다.



다음 장 — 하박국이 기도한다. 과거의 구원 사건들을 회상하며 두려움과 기쁨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는 시편 형식의 고백이 나온다.




하박국 3장 — 두려움과 기쁨 사이에서


표제

1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시기욘(Shigionoth)에 맞춘 것.

시기욘(שִׁגְיֹנוֹת) — 시편 7편 표제에도 나타나는 음악 지시어다. 정확한 의미는 불확실하나 “강렬한 감정으로” 또는 특정 선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3장은 완전한 시편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 음악 지시어로 시작하고 “셀라(Selah)”가 세 번 삽입되며, 마지막에 “인도자를 위하여, 현악기에 맞춘 것”으로 끝난다. 이 장은 시편 90편보다 오래된 히브리 시 중 하나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박국서 전체에서 가장 문학적으로 정교한 부분이다.





야훼의 오심을 기억하다

2 “여호와여, 내가 주의 소문을 들었고 주의 일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여, 이 수년 내에 그 일을 소생하게 하시며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하박국은 간구로 시작한다. “소문을 들었다” — 출애굽, 시나이, 광야의 이야기들이다. 그 일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구한다.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도다. 현재의 혼돈에서 과거의 구원을 소환한다.

3 하나님이 데만(Teman)에서 오시며 거룩하신 이가 바란(Paran) 산에서 오신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땅에 가득하다.

4 그의 광채가 빛과 같고 그의 손에서 광선이 나온다. 그의 능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고 불꽃이 그의 발 밑에서 나온다.

6 그가 서서 땅을 측량하신다. 그가 바라보아 민족들을 흔드신다.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고 오래된 언덕들이 낮아진다. 그의 길은 영원하다.

7 내가 구산(Cushan)의 장막이 환난 중에 있음을 보았고 미디안(Midian) 땅의 장막 커튼이 떨림을 보았다.

데만과 바란 — 시나이 반도 남쪽 지역.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향이다. 신명기 33:2, 사사기 5:4의 “하나님이 세일에서 오셨다”와 같은 신현(神顯, theophany) 언어다. 데만은 에돔 지역 도시로 남방을 상징한다. 구산은 에티오피아(구스)를 가리키거나, 고대 자료에 나타나는 아람 계열 집단일 수도 있다.

8 “여호와여, 주는 강들에게 노하셨나이까? 강들에게 진노하셨나이까? 바다에게 분노하셨나이까? 주는 주의 말들을 타셨으며 주의 구원의 병거를 모셨습니다.

9 주의 활이 완전히 드러났으며 지파들에게 향한 맹세가 말씀이 되셨습니다. 셀라

주는 강들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렸으며 큰 물이 몰려갔으며 깊음이 소리를 질렀고 높이 손을 들었습니다.

11 주의 살의 번쩍임과 주의 빛나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각자의 처소에 멈추었습니다.

12 주는 분노 중에 땅을 통행하시며 진노 중에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13 주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셨습니다.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셨습니다. 셀라

14 주는 주의 창들로 그 지도자들의 머리를 찌르셨으며 나를 쫓아 먹으려 할 때 그들이 광풍처럼 달려와 흩어지려 하였고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려 기뻐하였습니다.

15 주는 주의 말들로 바다를 다니셨으며 큰 물을 걸으셨습니다.”

8절의 “강들에게 노하셨나이까?” —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요단강이 멈춘 사건을 시적으로 압축한 것이다. 10-11절의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여호수아 10:12-13의 기브온 사건을 가리킨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구원사의 주요 장면들을 한 편의 시로 엮었다. 가나안 신화의 바알과 바다의 싸움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학설도 있다. 차용했다면 그것을 야훼의 행위로 전환한 셈이다.





두려움 — 그러나 기다리겠다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떨렸고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렸으며 내 뼈에 썩음이 들어왔고 내 발이 서 있는 곳에서 떨렸다. 나는 우리를 침략할 그 민족의 날, 환난의 날을 기다리며 쉬겠다.

16절 — 충격적인 전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몸이 흔들린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움이 아닌 안도를 준 것이 아니다. 그 영광이 바빌론을 통해 자기 민족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뼛속을 흔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다리겠다”고 말한다. 기다림이 믿음의 자세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의 소출이 끊어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는 나의 발을 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인도자를 위하여, 현악기에 맞춘 것.

17-18절 — 히브리 문학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믿음의 고백 중 하나다. 무화과, 포도, 감람, 밭, 양, 소 — 고대 팔레스타인 농경 경제의 6가지 핵심 품목이 모두 없어진 상황이다. 완전한 경제적 붕괴다.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비록 ~할지라도) 기쁨을 선택한다. “비록”이 믿음의 문법이다. 조건이 충족될 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구조는 시편 46편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와 같은 믿음의 논리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실을 응시하면서 방향을 바꾼다. 하박국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납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납득 없이도 신뢰할 수 있음을 고백했다.

“사슴 발 같게” — 사무엘하 22:34와 시편 18:33의 표현과 동일하다. 다윗의 언어를 공유한다. 높은 곳 — 위험한 지형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발. 붕괴 한가운데서의 안전이다.


[image: 스바냐 표지]








스바냐

여호와의 날 — 그러나 남은 자의 노래.




스바냐 조망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 예언자. 다가올 심판과 그 너머의 회복을 노래한다. 마지막은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3:17)의 사랑 노래.


전체 · 스바냐 (1~3장)

심판·이방·노래




스바냐 1장 —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표제 — 왕가 출신 예언자

1 아몬의 아들 유다(Judah · ㉸ 유다) 왕 요시야(Josiah · ㉸ 요시야) 시대에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의 현손이요 아마랴(Amariah)의 증손이요 그다랴(Gedaliah)의 손자요 구시(Cushi)의 아들인 스바냐(Zephaniah · ㉸ 츠파니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의 족보는 예언서 표제 중 이례적으로 4대를 소급한다. 그 이유는 마지막에 언급되는 히스기야 때문으로 보인다 — 유다 왕 히스기야(BC 715-686)의 후손임을 밝힘으로써 왕가 출신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구약 예언자 중 왕족 혈통이 확인되는 드문 사례다. 요시야 시대(BC 640-609)에 활동했다면, 요시야의 종교 개혁(BC 622, 율법책 발견)보다 앞선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스바냐의 심판 선언이 개혁을 이끈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구시(Cushi) — 에티오피아인을 뜻하는 히브리어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스바냐가 아프리카 혈통을 가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다. 고대 유다 왕실에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계열 인물들이 드물지 않았다.





전면 진멸의 선언

2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3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진멸하며 걸림돌들과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끊어버리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2-3절은 창세기 1장을 거꾸로 읽는다. 창조의 순서 — 물고기, 새, 짐승, 사람 — 가 역순으로 사라진다. 반(反)창조, 창조의 해체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예레미야 4:23-26에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벌이 아니다. 피조물 질서 자체의 붕괴다.

4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손을 펴서 이 곳에서 바알(Baal)의 남은 것을 끊으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제사장들을 끊고

5 옥상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곰(Milcom · ㉸ 밀콤)을 두고도 맹세하는 자들을 끊으며

6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끊으리라.”

그마림(כּמָרִים) — 이방 신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멸시적 표현이다. 열왕기하 23:5에도 같은 단어가 나타난다. 요시야 개혁 때 척결된 대상들이다. 밀곰은 암몬의 신으로 열왕기상 11:5에서 솔로몬이 그를 위해 산당을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옥상 제의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보편적이었음을 보여준다 — 바빌론 점성술의 영향을 받은 천체 숭배다.





여호와의 날 — 침묵 속의 제사

7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한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음이라.

8 “여호와의 제물의 날에 내가 고관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옷을 입은 모든 자를 벌하리라.

9 그 날에 내가 문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자와 그 주인의 집을 포악과 거짓으로 채우는 자들을 벌하리라.”

7절 — 아모스 8:3, 하박국 2:20과 같은 침묵 명령이다. 그러나 스바냐의 침묵은 더 섬뜩하다. 여호와께서 제물을 준비했다 — 그 제물이 이스라엘 자신이다. 신이 수렵꾼이 되고 제사장이 된 역설적 이미지다. “이방의 옷을 입은 자들” — 정치적 동맹을 위해 이방 관습을 들여온 관리들로 해석된다. “문 한계를 뛰어넘는 자들” —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신상 앞에 엎드릴 때 문지방을 밟지 않던 관습에서 유래한 행위로 보거나(사무엘상 5:5), 혹은 강도들이 집에 뛰어드는 행위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다.

10 “그 날에 어문에서는 외치는 소리가, 제이 구역에서는 울부짖음이, 작은 언덕들에서는 큰 부서지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11 막데스 거주민들아 울부짖으라. 가나안의 모든 상인들이 다 끊겼고 은을 무역하는 자들이 다 망하였음이라.

12 그 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을 뒤져서 웅덩이 위에 가라앉은 자들을 벌하겠노라.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선도 행하지 않으시며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 하느니라.”

12절의 “등불로 예루살렘을 뒤져서” — 어두운 골목 구석구석을 수색하는 이미지다. 누가복음 15:8의 잃은 드라크마 비유(“촛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며 찾으리라”)와 같은 이미지를 심판에 적용한다. “웅덩이 위에 가라앉은 자들” — 발효 중인 포도주처럼 가라앉아 굳어버린 자들. 무감각해진 자들을 가리킨다. “여호와께서 선도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 —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불의하게 산다.





여호와의 큰 날

13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해지리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4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고 빠르게 오나니 여호와의 날의 소리가 쓰라리도다. 용사라도 거기서 크게 부르짖으리라.

15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고통과 고뇌의 날이요 황폐와 파멸의 날이요 캄캄함과 흑암의 날이요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요

16 나팔을 불고 경보가 발하는 날이니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산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을 치리라.

17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맹인 같이 행하리라.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는 흙 같이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처럼 쌓이리라.

18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의 은이나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질투의 불이 온 땅을 삼킬 것이며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속히 멸하리라.”

14절 — 교회 라틴어 찬가 “진노의 날(Dies Irae)”이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다. 13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찬가는 중세 미사와 레퀴엠의 핵심 시퀀스가 되었다. 베르디, 모차르트, 브람스의 레퀴엠에 모두 포함된다. 스바냐의 한 구절이 유럽 음악사를 관통한 것이다.

18절의 “은이나 금이 건지지 못하리라” — 스바냐의 청중은 예루살렘의 부유층이었다. 그들은 재물이 위기의 방어막이 된다고 믿었다. 스바냐는 그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경제적 안보가 영적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다음 장 — 스바냐는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한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시리아가 차례로 불려 나온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 “겸손히 여호와를 찾으라”는 부름이 있다.




스바냐 2장 —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


회개의 촉구

1 부끄러움도 없는 나라여, 모여라, 모여라.

2 명령이 내리기 전에, 날이 겨처럼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3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해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너희가 숨김을 얻으리라.

3절 — 1장 전체의 심판 선언 뒤에 돌연 한 가닥 길이 열린다. “혹시(아마도)” — 이것이 스바냐의 신학이다. 확신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보장이 아니라 초대다.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혹시 피할 길이 있을지 모른다. 이 단어 하나가 심판 선언 전체에 인간적 온기를 남긴다.





블레셋 심판

4 가사는 버려지겠고 아스글론은 황폐해지겠고 아스돗은 대낮에 추방되겠고 에그론은 뽑혀지리라.

5 해안 지방에 사는 자들, 그렛(Cherethite) 민족에게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말씀이 가나안(Canaan)과 블레셋(Philistia · ㉸ 팔레스티나) 사람의 땅에 임하리라.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6 해안 지방은 목자들을 위한 초장이 되어 양 우리가 될 것이다.

7 이 지방은 유다 집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거기서 먹고 저녁이면 아스글론의 집에 누우리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돌보아 그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라.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4개(가사·아스글론·아스돗·에그론)가 직접 언급된다. 가드는 이미 이전 세기에 무너졌다. 아스돗이 “대낮에 추방된다”는 표현 — 한밤중에 몰래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쫓겨나는 치욕이다. 그렛 민족은 블레셋과 연관된 에게 해 기원 집단이다. 열왕기하 11:4에 다윗의 친위대로 나타난다.





모압·암몬 심판

8 “내가 모압(Moab)의 비방함과 암몬(Ammon) 자손이 욕함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의 경계를 침범하였음이라.

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르노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압이 소돔 같이 될 것이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라. 쐐기풀이 기다리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해지리라.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내 나라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10 이것이 그들의 교만의 값이리라. 이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비방하고 교만하게 굴었음이라.

11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리니 온 땅의 모든 신들을 쇠약하게 하실 것이라. 이방 모든 섬 백성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압과 암몬 —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두 딸에게서 나온 민족이다. 형제 민족이면서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대 세력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 같은 조상의 이야기에서 끌어온 심판의 잣대다. 소금 구덩이(염분이 풍부한 사해 주변 지형)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완전한 황폐를 상징한다. 11절은 놀라운 전환이다 — 이방의 신들을 쇠약하게 하신 뒤, 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고 말한다. 심판이 선교의 도구가 된다.





구스 심판

12 너희 구스(Cush · ㉸ 쿠스) 사람들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구스 — 나일강 상류 지역, 현대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일부. BC 7세기 초 이집트의 제25왕조(쿠시트 왕조)가 상·하 이집트를 모두 지배했던 강대국이었다. 스바냐 시대에 앗수르와 구스는 이집트를 놓고 경쟁 중이었다. 한 절로 다루는 간결함이 오히려 더 무겁다.





앗수르 심판

13 여호와께서 손을 펴 북쪽을 향하여 앗수르(Assyria · ㉸ 아시리아)를 멸하시며 니느웨(Nineveh · ㉸ 니네베)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 같이 메마르게 하시리라.

14 무리들이 그 가운데 누우리니 각종 들짐승이 그 가운데에 무리를 지을 것이다. 당아새와 고슴도치도 기둥 머리에 깃들일 것이다. 창 안에서 소리가 울릴 것이다. 문지방이 황폐해지리니 이는 백향목으로 만든 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15 이 즐거운 도시여, 이것이 안전히 사는 도시로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요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렇게 황폐하여 짐승의 누울 곳이 되었는가?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느웨 — 앗수르 제국의 수도. BC 612년 바빌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다. 스바냐가 이 예언을 선포한 것은 요시야 시대(BC 640-609)로, 니느웨 멸망 전이었다. “나뿐이요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다” — 이사야 47:8, 10에서 바빌론에게 쓰인 표현과 동일하다. 세계 제국의 교만한 자기 선언. 그 선언이 폐허의 이유가 된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훨씬 길고 격렬하게 묘사한다. 스바냐는 한 단락으로 압축하되 폐허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그린다 — 기둥 머리에 새가 깃들고, 짐승이 넓은 방들을 점령한다. 고대 건축물이 자연에게 돌아가는 이미지다.



다음 장 — 심판의 시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외치는 도시는 이방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도시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노래가 터진다.




스바냐 3장 — 화와 노래 사이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화

1 반역하고 더럽혀지고 포악한 도시여, 화 있을진저.

2 그는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훈계를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3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뼈를 남기지 아니하는 저녁 이리라.

4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거짓된 자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느니라.

5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며 공의를 행하시어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공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로다.

1-5절 — 예루살렘의 네 계층이 차례로 고발된다. 방백(정치), 재판관(사법), 선지자(종교), 제사장(성전). 사회를 지탱해야 할 모든 기둥이 무너졌다. “부르짖는 사자”와 “저녁 이리” —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권력 구조다. 그러나 5절은 전혀 다른 주체를 등장시킨다.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신다.” 부패의 한복판에 공의로운 하나님이 있다. 그 대조가 심판의 근거다.





이방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다

6 “내가 이방 나라들을 멸절했고 그들의 망대들이 황폐해졌으며 나는 그들의 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 아무도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고 그들의 성읍들도 사람이 없이 황폐해지게 했다.

7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벌하되 그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러고도 일찍이 일어나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느니라.”

이방 민족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로 기능해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배우지 않았다. 이웃 도시들의 폐허가 눈앞에 있었다.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 — 부지런히 — 악을 계속했다. 부지런함이 죄에 쓰였다는 아이러니다.





모으고 부으리라

8 “그러므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노략하는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나라들을 모으고 왕국들을 집합시킬 것이다. 내가 분노와 내 진노와 내 격분을 다 쏟으리니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8절은 스바냐의 시점에서 절정이다. 그러나 곧바로 전환이 온다. 9절부터의 전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급격한 장면 전환 중 하나다.





회복의 약속

9 “그 때에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리니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리라.

10 내게 간구하는 백성, 내가 흩어버린 자들의 딸이 구스(Cush) 강 건너에서 내 제물을 가져오리라.

11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 때에 네 가운데서 교만하게 즐거워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할 것임이라.

12 내가 또 너희 중에 가난하고 겸손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 입에 거짓 혀가 없으리라. 그들은 먹고 누우리니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9절 —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리니.”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진 언어들이 다시 통일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바벨 이후 분열된 인류가 하나의 이름을 부르는 날을 스바냐가 내다보았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을 이 구절의 성취로 읽는 해석이 있다.

12-13절의 “가난하고 겸손한 남은 자” — 히브리어 ‘아니이(עני)’와 ’달(דָּל)’. 사회적으로 낮은 자, 억눌린 자다. 교만한 자들이 제거된 뒤에 남는 이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다. 예수의 산상수훈(“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이 이 전통을 이어받는다.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노래

14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외칠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15 여호와가 네 심판을 제하여버렸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 그 날에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리라.

17절 — 히브리어 원문은 더 강렬하다. “야훼 네 하나님이 네 안에 있다(בְּקִרְבֵּךְ). 용사이시다. 구원하신다. 너 때문에 기뻐서 춤추신다(יָשִׂישׂ עָלַיִךְ בְּשִׂמְחָה). 사랑 안에서 잠잠하신다. 너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신다(יָגִיל עָלַיִךְ בְּרִנָּה).” 세 동사가 겹쳐진다 — 기쁨으로 춤추고, 조용히 사랑하고, 노래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노래하는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밖에 없다. 구약 신학의 절정이라 불리는 이유다. 심판을 선포했던 같은 입에서 이 노래가 나온다.

18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수치가 그들에게 짐이 되었느니라.

19 그 때에 내가 너를 곤고하게 한 자들을 다 벌하리라. 발을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리라. 온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 그 때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그 때에 너희를 모으리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19절 — “발을 저는 자”와 “쫓겨난 자”는 미가 4:6-7의 표현과 동일하다. 두 예언자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언어를 공유했다. 배제된 자들이 귀환하는 그림 — 이것이 스바냐가 끝을 맺는 방식이다. 심판 선언으로 시작한 책이 하나님의 노래로 끝난다. 폐허의 예언이 축제의 초대로 마무리된다. 스바냐서 전체의 구조가 그 자체로 신학적 선언이다. 진멸이 마지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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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

성전을 다시 지어라 — 두 장의 짧은 격려.




학개 조망

학개는 포로 귀환 후 침체된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는 짧은 예언서. BC 520년 다리오 2년의 정확한 날짜로 시작.


전체 · 학개 (1~2장)

두 장의 격려




학개 1장 — 이 성전이 황무하거늘


때와 사람

1 다리오(Darius · ㉸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Haggai · ㉸ 하까이)를 통하여 유다 총독 스알디엘(Shealtiel · ㉸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Zerubbabel · ㉸ 즈루빠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Joshua · ㉸ 예수아)에게 임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 BC 520년 8월 29일이다. 천문학적 계산으로 정확히 확인된 날짜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연대가 확정된 예언들 중 하나다. 학개서는 단 두 달 동안(6월 1일~9월)의 네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에스라 5:1-2가 이 두 예언자를 언급한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자 바빌론 포로 귀환 공동체의 총독이었다.





“지금이 때가 아니라” — 아직 아니라는 백성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도다.”

3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4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할 때이냐?

5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6 너희가 많이 심어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의 논리는 단순하고 예리하다. 귀환한 공동체가 15-18년 동안 성전 재건을 미루며 자기 집을 짓고 사는 동안, 그들의 경제는 계속 허전했다. 학개는 그 연결을 직접적으로 지적한다. 공동체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삶의 결실이 새어나간다. “구멍 뚫린 주머니” — 히브리어 직역은 “구멍 있는 주머니 속으로.” 벌어도 남지 않는 상태. 현대 언어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체감이다.

7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9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거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거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는 내 집이 황무하였고 너희는 각각 자기 집으로 달려갔음이라.

10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이 산물을 그쳤느니라.

11 내가 한재를 이 땅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산물과 사람과 짐승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 위에 불렀느니라.”

10-11절 —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의 언약 저주 언어다. 가뭄과 흉년은 이스라엘 신학에서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니었다. 언약 관계의 지표였다. 학개는 경제적 어려움을 영적 진단으로 읽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백성이 응답하다

12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으니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13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14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남은 자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그들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하였다.

15 이것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12절의 “들었다” — 예언 문학에서 드물게 백성이 즉각 반응하는 장면이다. 아모스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들의 예언에 이런 즉각적 순종을 보지 못했다. 학개의 메시지가 효과를 발휘했다. 13절의 “여호와의 사자(מַלְאַךְ יְהוָה) 학개” — 학개가 여기서 천사와 같은 호칭으로 불린다. 하나님의 직접 대리인이라는 의미다. 14절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 히브리어 ‘이르(עוּר)’, 깨어나다, 흔들어 일으키다.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셨다는 것. 인간의 결단 이전에 신적 격동이 있었다. 15절 — 24일. 12일 만에 공사가 재개되었다.




학개 2장 — 이 전의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첫 번째 말씀 — 낙심한 자들에게

1 일곱 번째 달 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2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라. 또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3 너희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4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강해지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강해지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강해지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5 이것은 내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너희와 약속한 것이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3절 —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들 중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노인들이 있었다. 에스라 3:12에 따르면 기초가 놓였을 때 “이전 성전을 본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대성통곡했다.” 새 성전은 비교가 되지 않았다. 학개의 질문은 그 실망감을 직접 건드린다. 솔로몬 성전은 BC 957년경 완공됐다. 자연석으로 쌓인 거대 구조물이었다. 돌아온 포로들이 짓는 작은 성전은 눈물을 자아냈다. 그러나 학개는 크기를 비교하지 않는다. 방향을 바꾼다.





열방을 흔들어 이 집에 채우리라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 것이요

7 또한 모든 나라를 흔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집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7절 —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וּבָאוּ חֶמְדַּת כָּל-הַגּוֹיִם).” 한국어 전통 번역에서 이 구절의 “보배”를 메시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라틴어 불가타(Vulgata)는 ’desideratus cunctis gentibus(모든 민족이 바라는 자)’로 번역했고, 이것이 예수를 가리킨다는 메시아적 해석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 ’헴다트(חֶמְדַּת)’는 단수 명사가 아닌 복수 의미로 쓰여 재물이나 귀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더 자연스럽다. 9절 —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이 BC 20년경부터 건설한 화려한 성전에서 일부 성취됐다. 그러나 예수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 기독교 신학은 그것을 완전한 성취로 읽는다.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다.





두 번째 말씀 — 거룩함과 부정함

10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라.

12 사람이 옷 주름에 거룩한 고기를 싸 가지고 그것으로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하게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요.”

13 학개가 또 물었다.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가 이 음식물들 중의 하나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됩니다.”

14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이 백성이 이 나라와 같고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이 또한 그와 같고 그들이 거기에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12-14절 — 거룩함은 전염되지 않지만 부정함은 전염된다는 레위기 원칙을 학개가 활용한다(레위기 6:27, 민수기 19:22). 제사장들이 자기 법을 자기 공동체에 적용하게 만드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다. 포인트는 이렇다 — 성전을 짓지 않는 동안, 그들의 모든 예배와 제물이 무효였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일종의 만성적 부정함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성전 재건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었다.

15 “이제 청하건대 오늘부터 이전을 생각해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돌 위에 돌을 쌓기 전을.

16 그 때에 너희가 어떠하였느냐? 스무 말 곡식 더미에 이르렀어도 열 말뿐이었으며 포도주 틀에 오십 그릇이나 길으러 이르렀어도 스무 그릇뿐이었느니라.

17 내가 한재와 곡식 태움과 우박으로 너희 손이 수고하는 모든 일을 쳤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18 오늘부터, 즉 9월 24일부터,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쌓이던 그 날부터 이후를 잘 살펴보라.

19 창고에 씨가 아직 남아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15-19절 — 전후 비교다. 이전에는 20말 기대에 10말, 50그릇 기대에 20그릇. 반이 되지 않는 수확이었다. 이제 공사가 재개된 날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다. 19절 마지막 문장 —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것은 약속이다. 조건부가 아니다. 백성이 이미 돌이켰다.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이다.





세 번째 말씀 — 스룹바벨에 대한 약속

20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21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라. 내가 하늘과 땅을 흔들 것이며

22 왕국들의 보좌를 무너뜨리고 나라들의 세력을 없애며 병거와 그에 탄 자들을 무너뜨리리니 말들과 기병들이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쓰러지리라.

23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데려다가 도장 반지처럼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23절 — “도장 반지(חוֹתָם).” 고대 근동에서 도장 반지는 왕의 권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예레미야 22:24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할아버지 여고냐(Jeconiah · ㉸ 여코냐)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 — “내가 너를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 하더라도 뽑아 버릴 것이다.” 왕조가 끊겼다. 그러나 이제 그 후손 스룹바벨에게 도장 반지가 회복된다. 저주가 반전된다. 다윗 가문의 회복에 대한 메시아적 암시로 읽혀왔다.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 족보(27절)에 포함된다.

학개서는 짧다 — 두 장, 38절. 그러나 BC 520년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장 정밀하게 기록한 문서다. 날짜, 인물, 대화, 공사 재개, 약속. 이 작은 책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데 직접 기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에스라 6:14-15에 따르면 성전은 다리오 왕 6년(BC 516년)에 완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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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랴

여덟 환상과 메시아의 그림 — 구약의 묵시문학 정점.




스가랴 조망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 예언자. 1-6장 여덟 환상, 7-8장 율법 회복, 9-14장 메시아 묵시. ‘나귀를 탄 왕’(9:9), ‘은 30조각’(11:12-13), ‘찔린 자를 바라봄’(12:10) 등 신약 수난 서사가 직접 인용한 텍스트.


1부 · 여덟 환상 (1~8장)

재건·정결·메시아



2부 · 메시아 묵시 (9~14장)

나귀의 왕·은 30·찔린 자




스가랴 1장 —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표제와 첫 메시지

1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Iddo · ㉸ 이도)의 손자 베레갸(Berechiah)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에게 임했다.

2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크게 노하셨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4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이전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제 너희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내게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5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 그러나 내가 내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나의 법도가 너희 조상들에게 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행위대로, 우리 길대로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그가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해(BC 520) 활동했으나 두 달 뒤에 시작했다. 학개가 성전 재건에 집중했다면, 스가랴는 환상(vision)을 통해 말했다. 스가랴서는 구약에서 가장 묵시적(默示的, apocalyptic) 성격이 강한 예언서 중 하나다. 다니엘과 함께 신약 요한계시록의 언어적 원천이다. 잇도는 에스라 5:1에도 언급된다. 3절 —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쌍방 귀환이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첫 번째 환상 — 붉은 말 탄 자

7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8 내가 밤에 이상을 보니 보라,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가운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들이 있더라.

9 내가 말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10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여호와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11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온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12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70년 동안 노하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언제까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나이까?”

13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14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내노라.

15 내가 안일한 이방 나라들에게 크게 진노하노라. 내가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해하였느니라.

16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기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측량줄이 예루살렘 위에 펼쳐지리라.

17 또 너는 외쳐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읍들에 다시 넘치도록 선을 베풀 것이며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11절 —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겉보기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다리오가 반란을 진압하고 제국 전체가 안정되었다는 뜻이다. 이방 제국의 평화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덮어버렸다. 12절의 천사의 탄원 — “언제까지 긍휼히 여기지 않겠나이까?” 천사가 사람 대신 탄원한다. 70년 — 예레미야 25:11, 29:10의 포로 기간 예언을 가리킨다. BC 586년 성전 파괴에서 BC 516년 성전 완공까지 정확히 70년이다.





두 번째 환상 — 네 뿔과 네 대장장이

18 내가 눈을 들어 이상을 보니 네 뿔이 있더라.

19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나에게 네 명의 대장장이를 보이시더라.

21 내가 물었다.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그가 이르되 “저 뿔들은 유다를 흩어서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 대장장이들은 이 뿔들을 쳐서 떨게 하고 나라들의 뿔을 들어 유다 땅을 흩었던 그것들을 넘어뜨리려 하여 왔느니라.”

네 뿔 — 국가 권력의 상징이다. 다니엘 7-8장의 네 짐승과 관련지어 해석되기도 한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모든 방향에서 온 정복자들 — 바빌론, 이집트, 앗수르, 페르시아 등 다양한 제국으로 해석된다. 대장장이는 뿔을 깎아내는 자다. 심판의 대리자다. 환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 하나님이 이미 그 대리자들을 준비하셨다는 선언이다.



다음 장 — 측량줄을 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려 한다. 그러나 천사가 그를 막는다.




스가랴 2장 — 측량줄을 내려놓으라


세 번째 환상 — 측량줄을 든 사람

1 내가 눈을 들어 이상을 보니 보라,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들었더라.

2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며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려 하노라.”

3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러 나오더니

4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저 청년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도시들로 거주하게 되리라 하라.

5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불 성벽이 되어 사방을 두르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측량하려는 자를 막는다. 이것이 환상의 핵심이다. 성벽으로 규정되는 도시가 아니라 성벽이 없이도 가득 찬 도시 — 하나님이 불 성벽이 되신다는 선언이다. 성벽은 고대 도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이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목숨을 건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나 스가랴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그 성벽 자체가 되신다고 말씀하신다. 크기를 측량할 수 없는 도시. 경계선 없는 성소.





귀환의 촉구 — 바빌론을 떠나라

6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오라, 오라. 북쪽 땅에서 피하라.”

7 “오라, 시온(Zion)이여, 바빌론에 사는 자들아 피하라.”

8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나를 파견하셔서 너희를 노략한 나라들에게 가게 하신 것이라. 이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임이라.

9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리니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리라.

10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네 가운데 거주할 것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11 그 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가 네 가운데 거주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네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리라.

12 여호와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자기 기업으로 받으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13 모든 육체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그 거룩한 거처에서 일어나심이라.”

8절 —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신명기 32:10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는 표현을 반전시킨다. 이스라엘을 가장 예민하고 소중한 것처럼 대우한다는 선언이다. 11절 —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방 선교의 예언이다. 12절의 “거룩한 땅(אַדְמַת הַקֹּדֶשׁ)” — 성경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는 유일한 구절이다. 이 땅이 거룩한 것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스가랴 3장 — 더러운 옷을 벗기다


네 번째 환상 — 대제사장 여호수아

1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Joshua · ㉸ 예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Satan)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더라.

2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꾸짖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꾸짖노라. 이는 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3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

4 여호와께서 그 앞에 선 자들에게 말씀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5 그들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니 그들이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더라.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1절 — 하늘의 법정 장면이다. 대제사장이 피고석에 서 있고 사탄이 검사처럼 오른쪽에 선다. 고대 히브리어 ‘사탄(שָׂטָן)’은 원래 ’대적자’, ‘고발자’를 의미한다. 고유명사가 아니라 직책이었다. 욥기 1-2장의 사탄과 같은 맥락이다. 2절 —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겨우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탄 채로 겨우 꺼낸 나무. 그러나 그 나무가 법정에 세워졌다. 3절의 더러운 옷 — 히브리어 ’초에(צוֹאִים)’, 배설물로 오염된 옷이다. 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고 섰다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죄악 상태를 대표한다. 4절 — 하나님이 직접 옷을 갈아입히신다. 인간의 자기 정화가 아니라 신적 개입이다.

6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여 이르되

7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이 서 있는 자들 중에 다닐 사람들을 너에게 주리라.

8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들으라. 이들은 표징이 될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가지(Branch)를 나게 하리라.

9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기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10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청하리라.”

8절의 ‘가지(צֶמַח)’ — 이사야 11:1(“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레미야 23:5, 33:15에도 나타나는 메시아적 표현이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올 자, 새 싹을 가리킨다. 스가랴 6:12에서 이 주제가 다시 나온다. 9절의 “한 돌에 일곱 눈” — 완전한 통찰의 상징이다. 5:12-13의 등잔대와 연결된다. “하루에 제거하리라” — 단번에 이루어지는 속죄. 기독교 신학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한다. 10절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 미가 4:4의 평화의 이미지와 동일하다. 전쟁이 끝난 세계의 풍경이다.




스가랴 4장 — 내 영으로 되리라


다섯 번째 환상 — 금 등잔대

1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처럼.

2 그가 내게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의 등잔에 일곱 개씩 관이 있고

3 그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모르겠나이다.”

등잔대 환상은 출애굽기 25:31-40의 성막 등잔대(메노라)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세부 구조가 다르다 — 기름이 자동으로 공급되는 시스템이다.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등잔을 채운다. 인간의 공급 없이도 타는 불. 이것이 환상의 핵심이다.





스룹바벨을 향한 말씀

6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7 큰 산이여 너는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올 것이며 무리가 ’은혜로다, 은혜로다’라고 소리치리라.”

6절 —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다.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전 재건은 정치적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다. BC 520년 귀환 공동체는 보잘것없었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국가 주권도 없었다. 그 상황에서 이 선언은 위로였고 동시에 신학적 원리였다. 인간 능력의 한계를 먼저 인정할 때 신적 능력이 작동한다는 원리는 바울의 “내가 약할 그 때에 강하다”(고린도후서 12:10)에서 다시 나타난다. 7절의 “큰 산” — 방해물과 장애물의 상징. 무너진 성전 터의 돌무더기, 이방의 정치적 압력, 공동체의 무기력. 이것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8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완성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누가 멸시하였느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이 일곱이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전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10절 — “작은 일의 날을 누가 멸시하였느냐?” 규모가 작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말한다. 겨자씨 비유(마태 13:31-32)가 같은 논리다. “일곱 눈” — 하나님의 완전한 시야. 온 세상을 살피는 눈. 이전 장(3:9)의 “일곱 눈 있는 돌”과 연결된다.





두 감람나무의 정체

11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엇이니이까?”

12 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두 감람나무 가지, 곧 금 기름을 쏟는 두 금 관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이니이까?”

13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르되 “내 주여, 모르겠나이다.”

14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자로서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두 감람나무의 정체 — “기름 부음 받은 두 자.” 스룹바벨(왕적 직분)과 여호수아(제사장 직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해석되었다. 두 직분이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공동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는 상징이다. 요한계시록 11:4가 “두 증인”을 이 두 감람나무로 표현하며 이 환상을 인용한다. ‘기름 부음 받은 자(בֶּן הַיִּצְהָר, 기름의 아들)’ — 메시아(מָשִׁיחַ,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같은 어근이다. 스가랴의 환상 세계에서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메시아적 역할을 한다.




스가랴 5장 — 날아가는 저주와 추방된 악


여섯 번째 환상 — 날아가는 두루마리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이상을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2 그가 내게 물었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그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입니다.”

3 그가 내게 이르되 “이것은 온 지면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것에 따라 멸절될 것이요 거짓 맹세하는 자도 이것에 따라 멸절되리라.

4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것이 나가게 하리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것을 나무와 돌을 아울러 소멸시키리라.”

두루마리의 크기 — 길이 20규빗(약 9미터), 너비 10규빗(약 4.5미터). 성막의 현관과 같은 크기다(출애굽기 26:16). 기록된 율법의 저주가 펼쳐진 것이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 — 십계명의 8계명과 3계명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핵심 죄악으로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돈과 말. 경제와 언어. 공동체가 기반을 두는 두 기둥이다. 저주가 집에 들어가 나무와 돌까지 태워버린다 — 단순한 응보가 아니라 구조적 청산이다.





일곱 번째 환상 — 에바 속의 여인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와서 내게 이르되 “눈을 들어 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6 내가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이르되 “이것은 에바(Ephah · ㉸ 에파)가 나가는 것이라.” 또 이르되 “이것이 온 지면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모양이니라.”

7 납으로 만든 뚜껑이 들리더니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더라.

8 그가 이르되 “이 여인은 죄악이라.” 하고 그를 에바 가운데로 던지어 넣고 납 덩어리를 그 아귀에 던져 넣더라.

9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보니 두 여인이 나오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그 두 날개 사이로 들어 땅과 하늘 사이를 날아가더라.

10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11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하여 시날(Shinar · ㉸ 시나르) 땅에 집을 지으려 함이니 준비되면 거기 제자리에 두리라.”

에바는 용량을 재는 단위이자 그 그릇이다. 그 안에 앉아 있는 여인은 “죄악”이라고 명명된다. 악이 의인화된 환상이다. 납 뚜껑이 그것을 봉인한다. 두 여인이 운반한다 — 이 여인들은 선한 역할이다. 악을 추방하는 운반자. 시날 땅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이 세워진 곳, 즉 바빌로니아다. 악이 유다에서 제거되어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상징이다. 환상의 논리는 이렇다 — 정화는 제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악을 뽑아 추방하신다.




스가랴 6장 — 면류관과 가지


여덟 번째 환상 — 네 병거

1 내가 다시 눈을 들어 이상을 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구리 산이더라.

2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3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진 강한 말들이 끌더라.

4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5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늘의 네 바람으로서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6 검은 말들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들은 그것들 뒤를 따라 나가고 얼룩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나가더라.”

7 강한 말들이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것들이 땅에 두루 다니더라.

8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보라, 북쪽 땅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1장의 말 탄 자들(환상 1)이 정찰대였다면, 네 병거는 집행부대다. 구리 산 —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미지다. “하늘의 네 바람” — 사방 모든 방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는 우주적 선언이다. 북쪽 — 바빌론이 위치한 방향. 거기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는 것은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완수되었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면류관과 가지 — 왕이자 제사장인 자

9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0 “사로잡혀 온 자들 가운데 헬대(Heldai)와 도비야(Tobijah)와 여다야(Jedaiah)에게서 예물을 받고 너는 그 날에 가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Josiah)의 집에 들어가라.

11 그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 그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이 사람의 이름이 ’가지(Branch)’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13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가 왕적 위엄을 가지고 왕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 왕위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두 직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14 면류관은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의 것을 기념으로 삼아 헨(Hen)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에게 두어 여호와의 전 안에 있게 하리라.

15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이같이 되리라.”

11절 — 제사장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운다. 이것은 혁명적 상징 행위다. 왕과 제사장은 구약에서 엄격히 구분된 직분이었다. 웃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려다 나병이 걸린 사건이 그 경계를 보여준다(열왕기하 15:5). 그런데 스가랴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며 “그가 왕위에도 앉고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두 직분의 통합이 가지의 특징이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를 이 “왕이자 제사장인 가지”로 해석한다 —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자 다윗의 후손인 왕. 스가랴 6장이 히브리서 신학의 씨앗이다.




스가랴 7장 — 금식이 과연 내게 한 것이냐


질문이 오다

1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르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2 그 때에 벧엘(Bethel · ㉸ 베텔) 사람들이 사레셀(Sharezer)과 레겜멜렉(Regem-Melech)과 그 동행인들을 보내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3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그동안 해마다 그리했듯이 5월에 슬퍼하고 금식해야 합니까?”

다리오 4년 — BC 518년. 성전 기초를 놓은 지 약 2년이 지났다. 질문은 실용적이다. 바빌론 포로 기간 동안 5월 금식(성전이 불탄 날, 열왕기하 25:8-9 기념)을 지켜왔는데,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있으니 계속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대답은 금식의 적합성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향한다.





여호와의 대답 — 금식이 과연 내게 한 것이냐

4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5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슬퍼하였으나 과연 내게 한 것이냐?

6 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7 예루살렘이 거주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남쪽 땅과 평지에 성읍들이 있을 때에 이전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이 이것이 아니냐?”

5-6절 — 금식이든 먹는 것이든,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을 위한 종교 의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만족이었다는 질문이다. 금식이 하나님께 드린 것인지 스스로에게 가한 것인지를 묻는다. 이사야 58장이 같은 질문을 훨씬 길게 전개한다 —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이것이 아니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조상들이 듣지 않은 것

8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마음으로 해하려 하지 말라.

11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들을 귀를 막으며

12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크게 노하신 것이라.

13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부를 때에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다.

14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회오리바람으로 흩었노라. 그들의 뒤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 오고 가는 자가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음이니라.”

9-10절 — 금식이 아니라 정의와 긍휼을 요구한다. 아모스 5:21-24(“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미가 6:8(“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과 같은 예언적 전통이다. 금식의 길이와 열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12절의 “금강석처럼 굳게” — 에스겔 3:9(“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의 언어를 반전시킨다. 에스겔에서는 예언자의 이마가 굳어진다. 여기서는 백성의 마음이 굳어진다.




스가랴 8장 — 예루살렘 회복의 열 가지 약속


야훼의 질투와 귀환

1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격렬히 분노하노라.

3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불리리라.

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길과 광장에 노인과 노파들이 앉아 있겠고 나이가 많아 손에 지팡이를 짚을 것이며

5 그 성읍의 길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 광장에서 뛰놀리라.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이 그 날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 것이나 내 눈에도 놀랍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4-5절 — 이 두 절이 그리는 평화의 장면이 아름답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광장 벤치에 앉아 있고, 아이들이 뛰어논다. 전쟁이 없을 때, 가난이 없을 때, 병이 없을 때 이런 장면이 가능하다. 노인이 거리에서 죽지 않는다. 아이들이 납치되지 않는다. 스가랴가 그린 회복은 추상적 신학이 아니라 구체적 일상이다.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흩어진 자들의 귀환

7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나라와 서쪽 나라에서 구원하여

8 그들을 이끌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룹바벨에게 재확인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은 너희 손이 강해지기를 원하노라.

10 그 날들 이전에는 사람도 그 삯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삯을 얻지 못하였으며 들어오고 나가는 자에게 대적들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으로 서로 대적하게 하였음이라.

11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예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12 씨앗이 평안하리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고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13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여, 너희가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강하게 하라.”





이방인들이 와서 묻는 날

1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이 내 노를 격발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화를 내리기로 작정하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노라.

15 이제는 내가 이 날들에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선을 베풀기로 작정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16 너희가 행할 일들은 이러하니라. 서로 진실을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며

17 마음으로 서로 해하려 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것들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금식이 기쁨이 되리라

18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절기들이 되리라.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7장에서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제 답이 완성된다. 네 가지 금식일이 기쁨의 절기로 바뀐다. 슬픔이 축제가 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사랑하는 것. 그 내면의 전환이 금식을 축제로 바꾸는 힘이다.

20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러 민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와서

21 이 성읍의 주민들이 저 성읍의 주민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만군의 여호와께 여쭤보자 하며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리라.

2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날들에는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그것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신다 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리라.”

22-23절은 이방 선교의 절정 이미지다.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로 시작했지만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장면으로 8장을 닫는다. “열 사람이 한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는다” — 숫자 10은 완전수다. 모든 민족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세계 선교의 동력이 된다.




스가랴 9장 — 나귀를 탄 왕


경고 — 북쪽에서 남쪽으로

1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Hadrach) 땅과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에 임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봄이니라.

2 또한 이 경고가 하맛(Hamath) 위에도 임하며 두로(Tyre · ㉸ 티로)와 시돈(Sidon) 위에도 임하니 이들은 지혜가 심히 많기 때문이라.

3 두로가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 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 같이 쌓았더라.

4 보라, 주께서 그것을 내쫓으시고 그 세력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시리라. 그것이 불에 삼켜지리라.

5 아스글론(Ashkelon)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Gaza)도 심히 아프며 에그론(Ekron)도 그 바라는 것이 수치가 되었으므로 아프리라. 가사에서 왕이 끊어지겠고 아스글론에 거민이 없겠으며

6 사생아가 아스돗(Ashdod)에 앉으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을 것이며

7 나는 그의 피를 그의 입에서 그의 가증한 것들을 그의 이 사이에서 제하리라.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속하리니 유다의 천부장 같이 될 것이요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두로 — BC 332년 알렉산드로스(Alexander)가 7개월간의 포위 끝에 정복한다. 섬 도시를 공략하기 위해 육지에서 섬까지 제방을 쌓는 전대미문의 공법을 썼다. 스가랴의 예언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 성취되었다고 보는 해석이 있다. 7절 — 블레셋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 여기서도 심판이 선교로 전환된다. 여부스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원주민이었으나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흡수된 민족이다(사무엘하 24:16-25).

8 내가 군대 때문에 내 집을 지키리니 지나는 자도 없고 돌아오는 자도 없으리라. 이제 압제하는 자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지금 눈으로 살펴봄이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로다.

10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선포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9절 — 마태 21:5와 요한 12:15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종려 주일”)에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함께 언급하는데(21:7), 스가랴의 히브리 시 구조에서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을 반복·강조하는 평행법을 마태가 두 마리로 오해했다는 해석이 있다. 핵심은 말이 아닌 나귀다. 전쟁에 승리한 왕은 말을 탄다. 나귀를 타는 왕은 다른 종류의 승리를 선포한다. 겸손(עָנִי)이 왕권의 속성이다. 10절 — 병거와 말과 활을 끊는다. 군사력 해제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세계 끝까지 미친다. 전쟁 없는 세계 통치.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역설이다.





포로들의 귀환

11 “또 너를 위하여 내가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 포로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라.

12 소망을 품은 포로들이여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이중으로 나의 갚음을 선언하노라.

13 내가 유다를 당겨 활을 삼고 에브라임을 끼워 화살을 삼을 것이라. 시온아 내가 네 자녀들을 불러일으켜 헬라(Greece · ㉸ 그리스)에 대항하게 하고 너를 용사의 칼 같이 쓰리라.”

13절의 “헬라” — 스가랴서에서 매우 구체적인 역사적 지시어다.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제국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된다. 이 구절은 9장이 포로 귀환기(BC 538-520)보다 훨씬 나중, 알렉산드로스 시대(BC 336-323)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스가랴 9-14장이 1-8장보다 나중 자료라는 “제2스가랴” 학설의 근거 중 하나다.

14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며 남쪽 소용돌이 바람 속을 행하실 것이라.

15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실 것이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요 또 피를 마셔 취하기를 포도주 같이 할 것이며 대접에 물 가득함 같이 피가 가득하리라.

16 그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양 떼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 같이 그의 땅에서 들려 빛나리로다.

17 그의 아름다움이 어떠하며 그의 선함이 어떠한가. 곡식은 청년들을,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힘 있게 하리로다.

17절 — 전쟁의 피 묘사(15절)가 끝나고 갑자기 풍요와 생명의 이미지로 마무리된다. 고대 전쟁 시가의 전형적 구조다. 심판과 구원이 한 구절 안에 공존한다.




스가랴 10장 — 참 목자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1 봄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발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내려주시리니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2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거짓을 보아 헛된 꿈을 말하며 헛된 위로를 준다. 그러므로 백성이 양 떼처럼 떠돌아다니며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느니라.

1절 — 팔레스타인의 봄비(후우기)는 보리와 밀의 성숙에 결정적이다. 3-4월에 내리는 이 비가 없으면 수확이 없다. 하나님이 그 비를 통제하신다는 신학은 레위기 26:4, 신명기 11:14의 약속 위에 선다. 2절 — 드라빔과 복술자. 모세 율법이 금지한 것들이다. 하지만 공동체가 경작과 전쟁의 결과를 점치러 갔다. 목자 없는 양 — 민수기 27:17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와의 공동체가 목자 없는 양 무리 같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표현이다. 예수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마태 9:36) 무리를 불쌍히 여겼을 때 같은 언어를 썼다.





야훼가 직접 목자가 되신다

3 “나는 목자들에게 노하며 숫염소들을 벌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떼인 유다 집을 돌보아 전쟁에서 그들을 자기의 존귀한 말 같이 쓰실 것이라.

4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며 그에게서 말뚝이 나오며 그에게서 전쟁하는 활이 나오며 그에게서 모든 지배자들이 나오리라.

5 그들은 용사들 같이 거리에서 원수를 밟겠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시므로 그들이 싸울 것이라. 말 탄 자들이 부끄럽게 되리라.

6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하리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므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버림 받지 아니하였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7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마음이 즐거우리니 그들의 자녀들이 보고 기뻐하겠고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리라.”

4절의 “모퉁이 돌, 말뚝, 전쟁하는 활” — 세 이미지가 모두 힘과 지지를 상징한다. 모퉁이 돌은 시편 118:22(“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에서 메시아적 의미를 얻고, 예수가 자신에게 적용한다(마태 21:42). 5절 “말 탄 자들이 부끄럽게 되리라” — 말은 군사적 힘의 상징이다. 이사야 31:1은 “말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말이 없어도 이긴다.





모든 흩어진 자들의 귀환

8 “내가 그들을 보내어 불러 모으리니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하리라.

9 내가 그들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씨를 뿌리듯 뿌리겠고 그들이 먼 데서 나를 기억하겠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오리라.

10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며 앗수르에서 모으며 길르앗(Gilead)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라. 그들을 위한 자리가 부족하리라.

11 내가 그들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되 바다 물결을 치셔서 나일(Nile) 강의 깊은 것들을 모두 말리시겠고 앗수르의 교만이 낮추어지겠고 이집트의 규가 떠나가리라.

12 내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 안에서 다닐 것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10절 — 이집트와 앗수르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두 방향이다. 이집트는 남쪽, 앗수르는 북쪽. 모든 방향에서 모은다는 뜻이다. 11절의 “바다 물결을 치다” —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이미지다. 새 출애굽이다. 이사야 11:15-16이 같은 주제를 전개한다. “그들을 위한 자리가 부족하리라” — 귀환자들이 너무 많아 땅이 비좁을 것이라는 역설적 약속이다. 이사야 49:19-20의 “자녀들이 많아 공간이 비좁다”는 표현과 동일하다.




스가랴 11장 — 은 삼십 조각


레바논에서 시작되는 탄식

1 레바논아, 네 문들을 열어라. 불이 네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라.

2 전나무여 울라. 백향목이 넘어졌다. 귀한 것들이 망하였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들아 울라. 무성한 숲이 무너졌다.

3 목자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의 영화가 망하였음이라. 사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요단의 수풀이 황폐하였음이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대 근동 최고의 건축 목재였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사용했고 앗수르와 바빌론이 전리품으로 가져갔다. 레바논에서 시작하여 바산(골란 고원)과 요단 수풀까지 이어지는 파괴의 물결 — 북에서 남으로 임하는 심판의 경로다. 이 장은 상징적 언어와 예언적 행위가 뒤섞인 가장 난해한 본문 중 하나다.





목자 역할을 맡다

4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도살될 양 떼를 먹이라.”

5 양을 산 자들은 그것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도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며 그들의 목자들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6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땅 주민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과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치리라.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7 이에 내가 도살될 양 떼를 먹였더니 참으로 가난한 양들이더라. 내가 막대기 두 개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였더라.

8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들을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여도 그들의 마음이 또한 나를 싫어하였음이라.

9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도록 버려두며 끊어지는 자는 끊어지도록 버려두며 그 나머지는 서로 먹게 하리라.”

10 내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민족들에게 맺었던 언약을 폐하려 함이었더라.

11 이것이 그 날에 폐하여지매 내가 이를 위해 지켜보고 있던 가난한 양들이 이로써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알았더라.

8절의 “세 목자들” — 가장 많이 논의된 표현 중 하나다. 유대 전통은 모세·아론·미리암, 또는 왕·제사장·선지자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알렉산드로스 이후 이집트, 시리아, 마케도니아의 세 왕조라는 역사적 해석도 있다. 정확한 지시 대상은 불확실하다. 10절의 은총 막대기 꺾음 — 하나님과 이방 민족들 사이의 보호 언약이 파기된다. 11절의 “가난한 양들” — 10장에 나온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만이 이 행위의 신적 의미를 알아챈다.





은 삼십 조각

12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조각을 달아서 내 삯을 삼은지라.

1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정한 아름다운 값이라.” 내가 곧 은 30조각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14 내가 또 연합이라 한 두 번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12-13절 — 마태 27:9가 예수의 배신자 가룟 유다가 은 30조각을 돌려주고 대제사장들이 토기장이의 밭을 산 사건에 이 구절을 인용한다. 그러나 마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명시한다. 실제 본문은 스가랴다. 이 불일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 마태가 두 예언서를 합쳐서 인용했다는 설(예레미야 32:6-9도 밭을 사는 장면이 있다), 또는 당시 예레미야가 예언서 묶음의 맨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 예레미야 19:1-13도 토기장이와 관련이 있다. 정확한 이유는 논쟁 중이다. 은 30조각 — 출애굽기 21:32에서 소에게 받힌 종의 배상금. 사람의 최소 가치다. 하나님이 자기 목자 역할에 받은 대가가 종 한 명 값이었다.





어리석은 목자에 대한 화

15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취할지어다.

16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을 찾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들을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들을 고치지 아니하며 건강한 자들을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들의 고기를 먹으며 그들의 발굽을 찢으리라.

17 어리석은 목자, 양 떼를 버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라.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어두워질 것이니라.”

어리석은 목자는 반(反)목자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고발한다 — 약한 것을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것을 고치지 않으며 상한 것을 싸매지 않았다는 동일한 고발이다. 어리석은 목자에 대한 화는 스가랴 9-14장의 목자 주제 전체를 닫는다. 진정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대조 — 이 주제가 요한복음 10장의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의 선언으로 이어진다.




스가랴 12장 — 그들이 찔린 자를 바라보리라


경고 — 예루살렘을 향한 이방의 공격

1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2 “보라, 내가 예루살렘이 사방 민족들에게 혼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3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사방 민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들은 정녕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2절의 “혼취하게 하는 잔” — 이 잔을 마시는 자들이 비틀거린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 언어(이사야 51:17, 예레미야 25:15)를 역전시킨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스스로 취하는 잔이 된다. 3절의 “무거운 돌” — 드는 자마다 다친다. 예루살렘이 표적이 되지만 그 표적이 함정이다. 공격이 역풍이 된다는 역설.

4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지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때에 여러 나라들의 말들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5 유다의 지도자들이 마음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나의 힘이라.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로 인함이로다’ 하리라.

6 그 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의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 가운데의 불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우편과 좌편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은 다시 제자리에 있으리라.

7 여호와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에 앞서서 커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8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 날에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

9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에 대적하러 오는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하리라.”

8절 —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다.” 극적인 과장이지만 이것이 묵시 문학의 언어다. 가장 약한 자도 강력한 왕 같이 되고, 이미 강한 자는 신적 존재에 비견된다. 7절은 주목할 만하다 — 유다의 장막이 먼저 구원받는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엘리트 도시가 아닌 농촌 지역의 사람들이 먼저다. 이것이 스가랴의 신학적 감각이다.





통곡 — 찔린 자를 바라보리라

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기를 장자를 위하여 슬피 울듯 하리라.

11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크게 애통함이 있으리니 므깃도 골짜기의 하다드림몬(Hadad-Rimmon)에서 애통함 같으리로다.

12 온 땅이 각 족속이 따로따로 슬퍼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 나머지 모든 족속들도 각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0절 —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논의된 메시아 본문 중 하나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 요한 19:37은 예수의 십자가 장면에서 로마 병사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뒤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요한계시록 1:7도 같은 구절을 인용하여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라고 말한다. 히브리어 원문 — “그들이 찌른 바 나를(אֵת אֲשֶׁר דָּקָרוּ)” — 1인칭이다. 화자가 하나님이고 “나를” 찔렀다. 그러나 뒤이어 “그를” 위해 애통한다는 3인칭이 나온다. 이 1인칭과 3인칭의 전환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나님 자신이 찔리셨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가 찔렸다는 것인가? 11절의 하다드림몬 — 므깃도 골짜기(이즈르엘 평야)에 있는 장소. 요시야 왕이 이집트 파라오 느고와 싸우다 전사한 곳(열왕기하 23:29-30)으로 추정된다. 그 애통이 역사상 가장 큰 국가적 슬픔이었다.




스가랴 13장 — 동료의 칼에 맞은 목자


죄악을 씻는 샘

1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12:10-14의 통곡 장면 바로 뒤에 이 샘이 열린다. 찔린 자를 보고 애통한 자들이 이 샘에서 씻긴다. 찌름 — 애통 — 씻음의 순서. 이것이 스가랴가 그리는 정화의 논리다. 에스겔 36:25(“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와 같은 상상력이다.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의 제거

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다시는 기억함이 없게 하겠고 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3 어떤 사람이 다시 예언할 때에는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4 그 날에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예언할 때에 그 묵시가 부끄러울 것이라.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로 된 겉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 각각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하겠고

6 어떤 자가 그에게 묻기를 네 두 손 사이의 이 상처들이 무엇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것이라 하리라.”

3절 — 신명기 18:20(“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거든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의 율법이 집행된다. 부모가 직접 아들을 찌른다. 신명기 21:18-21의 불순종하는 아들에 대한 법과 연결된다. 이것은 극단적 규정이다. 스가랴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판쳤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4절의 털 겉옷 — 엘리야의 상징이었다(열왕기하 1:8).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외모를 흉내 내며 권위를 주장했다. 그 분장도 포기한다는 뜻이다. 6절의 “손 사이의 상처들” — 선지자적 황홀경 의례 중에 자해하는 행위(열왕기상 18:28, 바알 선지자들이 피가 흐를 때까지 자신을 베었다)를 들킨 자가 변명하는 장면이다. “친구들의 집에서”는 핑계다.





동료의 칼에 맞은 목자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기를

“칼아, 깨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내 동료인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작은 자들에게 손을 이르리라.”

8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끊어져 죽고 삼분의 일만 거기 남으리라.

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을 연단하듯 연단하며 금을 시험하듯 시험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7절 — 마태 26:31이 예수가 겟세마네로 가기 전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이 구절을 직접 인용한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마가 14:27도 같다. 예수는 자신의 체포와 제자들의 도주를 이 구절의 성취로 해석했다. “내 동료(עֲמִיתִי)” — 친구, 동반자. 하나님이 자기 동료라 부르는 목자를 치라고 칼에게 명한다. 이 구절이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의 내적 신비를 가리키는 텍스트로 읽혀왔다. 8절의 삼분의 이와 삼분의 일 — 에스겔 5:1-12에서도 같은 분수 구조가 나타난다. 9절의 “이는 내 백성이라 /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 언약 공식이다. 호세아 2:23과 동일한 쌍방 선언.




스가랴 14장 — 감람산이 갈라지는 날


예루살렘이 포위되다

1 여호와의 날이 오리니 그 날에 네 재물이 네 가운데서 빼앗겨 네 앞에서 나누어지리라.

2 내가 여러 나라들을 예루살렘과 싸우러 모으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들이 약탈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리라. 성읍 백성의 절반이 포로가 되어 나가리라.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극한의 상황에서 시작한다. 절반이 잡혀가도 나머지 절반은 남는다. 그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나서신다.





감람산이 갈라지다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나라들을 쳐서 싸우시리니 옛날 자기가 싸우던 날에 하신 것처럼 하시리라.

4 그 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Mount of Olives · ㉸ 올리브 산) 위에 서리니 이 산은 예루살렘 동쪽 맞은편에 있는 산이라. 감람산이 그 중간부터 동서로 갈라지며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기어 산의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물러가리라.

5 그 산들의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요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피할 것이라. 유다 왕 웃시야 시대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처럼 도망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오리라.

4절 — 이 구절은 기독교 종말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다. 예수가 부활 후 승천한 곳이 감람산이었고(사도행전 1:11-12), 천사들이 “이 예수는 … 다시 오시리라”고 말한 것이 이 본문과 연결된다. 사도행전 1:11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스가랴 14:4의 언어를 의식한다. 5절의 웃시야 시대 지진 — 아모스 1:1이 같은 지진을 언급한다. 고고학적으로 BC 750년경 지진 흔적이 확인된다. 그 공포가 200년 뒤 스가랴 시대에도 기억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빛과 생수

6 그 날에 추위나 서리가 없겠고

7 여호와가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라. 저녁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8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향하고 절반은 서해로 향하고 여름과 겨울에 있으리라.

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시고 그 이름이 하나일 것이라.

8절 — 에스겔 47:1-12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 환상과 같은 이미지다. 요한계시록 22:1-2의 “생명수의 강” 도 같다.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동해(사해)와 서해(지중해) 두 방향으로 간다. 사해에 강물이 들어간다는 것 — 죽음의 물이 살아나는 이미지다. 7절의 낮도 밤도 아닌 날 — 이 모호함이 묵시적 시간의 본질이다. 창조의 첫날은 해가 없었는데 빛이 있었다(창세기 1:3-5). 종말의 날도 그렇다. 9절의 “여호와 한 분만이 계시고 그 이름이 하나” — 신명기 6:4의 쉐마(“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다”)의 종말론적 성취다. 온 세계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땅의 변화

10 온 땅이 아라바(Arabah)처럼 평지가 될 것이나 예루살렘에서 게바(Geba)에서 림몬(Rimmon)까지는 높이 들려 제자리에 있겠고 사람들이 그 안에 거주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주하리라.

11 예루살렘 주민이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주하리라.





이방의 심판

12 예루살렘을 친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가 치시는 재앙이 이러하니라. 곧 그들의 살이 서 있는 동안에 썩을 것이며 그들의 눈은 그들의 구멍 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들의 혀는 그들의 입에서 썩을 것이리라.

13 그 날에 여호와가 그들을 크게 당혹케 하시리니 그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손을 칠 것이라.

14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의 재물이 모여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아질 것이라.

15 그 재앙이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진영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리리니 위에 말한 재앙과 같으리라.

12절의 재앙 묘사 — 살아 있는 채로 살이 썩는다. 스가랴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심판 언어다. 이것을 문자적 생물학적 재앙으로 읽기도 하고, 원자 폭탄의 영향을 묘사한 것으로 현대적으로 적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묵시 문학의 장르에서 이것은 전멸과 붕괴의 과장된 상징 언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에스겔 38-39장의 곡과 마곡 전쟁 묘사와 유사한 어법이다.





남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러 오다

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리라.

17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왕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18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를 내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이방 민족들 중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라.

19 이집트가 받을 벌과 여러 나라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할 때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초막절(초가집 절기) — 출애굽 때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것을 기념하는 추수 절기(레위기 23:33-43). 일 년 중 가장 기쁜 절기이자 열방을 위한 70마리 수소를 제사하는 유일한 절기였다(민수기 29:12-38). 이방이 이 절기를 지키러 온다는 것은 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다. 비를 통제하심 — 학개 1:10-11의 기후 통제 신학이 여기서도 나타난다.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날

20 그 날에는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Holy to the LORD)’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솥이 제단 앞 양푼처럼 되리라.

21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므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와서 이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고기를 삶을 것이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없으리라.

20절 —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 구절이 스가랴 전체의 결론이자 선언이다. “여호와께 성결(קֹדֶשׁ לַיהוָה)” — 이것은 대제사장의 황금 패에 새겨진 문구다(출애굽기 28:36). 가장 거룩한 자의 이마에 새겨진 말이 이제 전쟁 도구인 말의 방울에도 새겨진다. 거룩함과 세속의 경계가 사라진다. 부엌의 솥이 제단의 용기와 같아진다. 전쟁과 요리, 종교 의례와 일상 —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21절의 “가나안 사람이 없으리라” — ’가나안 사람(כְּנַעֲנִי)’은 상인을 뜻하기도 한다(잠언 31:24, 이사야 23:8).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예수가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며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장면(마태 21:12-13)이 이 구절을 배경으로 한다.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서만이 아니라 히브리 예언서 전체에서 가장 다양하게 해석된 종말 본문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 장을 역사적 상징으로 읽는다 — 귀환 공동체의 소망을 표현한 언어. 전통적 유대교는 메시아의 날에 대한 예언으로 읽는다. 기독교 전통은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읽는다.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어떤 읽기가 옳은지와 무관하게, 이 장이 그리는 세계는 분명하다 —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든 민족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평범한 것에도 거룩함이 새겨지는 세계. 스가랴는 그 세계를 향한 갈망으로 예언을 닫는다.


[image: 말라기 표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말라기 조망

말라기는 구약 정경의 마지막 책. ‘내가 너를 사랑한다 / 너희가 어떻게 하셨느냐’의 여섯 변론. ’엘리야가 다시 올 것’(4:5-6) — 신약이 세례 요한에게 적용한 그 예언.


전체 · 말라기 (1~4장)

여섯 변론과 엘리야 약속




말라기 1장 —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표제

1 말라기(Malachi · ㉸ 말라키)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말라기(מַלְאָכִי)는 히브리어로 “내 사자(使者)”를 뜻한다. 고유명사인지 직책을 가리키는 표현인지 불분명하다. 70인역(LXX, 구약 헬라어 번역)은 이것을 고유명사가 아닌 “그의 사자”로 번역했다. 탈무드는 에스라가 말라기의 이름으로 썼다는 전통을 기록하기도 한다. 시대는 느헤미야 시대(BC 450-430)와 겹칠 가능성이 높다 — 성전 제사가 퇴락하고 이혼과 십일조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말라기는 구약 정경(기독교 순서)의 마지막 책이다. 신약 마태복음의 첫 장면은 말라기 3-4장의 직접 응답이다.





첫 번째 논쟁 — 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2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의 기업을 광야의 승냥이들에게 주었느니라.”

4 에돔(Edom)이 이르기를 “우리가 헐렸으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쌓으리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세울 것이나 나는 헐 것이라. 그들을 사람들이 악한 땅이라 칭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노하시는 백성이라 칭할 것이라.”

5 너희가 이를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는 이스라엘 땅 밖에서도 위대하시다”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 이 선언이 말라기의 시작이다. 그러나 백성의 반응은 회의다. “어떻게요?” 사랑의 증거를 대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로 응답하신다. 에돔(에서의 후손)이 BC 587년 이후 남유다의 멸망에 가담했다는 역사적 기억이 배경이다(에스겔 35장, 오바댜). 2절 — 말라기의 독특한 문학 형식이 시작된다. 선언 → 백성의 반론 → 여호와의 재반론. 이 구조가 6번 반복된다. 학자들은 이것을 “언쟁 장르(disputation genre)”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백성과 논쟁하신다. 증거를 제시하신다. 반박하신다.





두 번째 논쟁 — 흠 있는 제물

6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거니와 내가 아버지라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이라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제사장들에게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7 너희가 더럽혀진 떡을 내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업신여겨도 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8 만일 너희가 눈 먼 것을 드릴 때에는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드릴 때에는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네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너를 가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9 이제 내 얼굴을 구하라. 너희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가 너희를 돌아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 너희 중에서라도 내 제단에 불을 놓지나 않도록 문들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에서 예물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1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이라. 어느 곳에서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2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모독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혀져도 된다’ 하며 그 위에 있는 음식 곧 그 제물이 경멸해도 된다 하는도다.

13 또 너희가 이것을 싫어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피곤하도다’ 하며 그것을 흩어버리나니 이것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빼앗은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도다. 너희가 이것들을 예물로 가져오겠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14 사기꾼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자기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어도 서원하여 주께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자로다. 이는 내가 큰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두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8절 — 논리가 날카롭다.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정치 지도자에게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는 드려도 된다는 생각이 당시 공동체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을 총독보다 낮게 여기는 실질적 태도다. 11절은 충격적인 문장이다 — 이방 민족들이 드리는 예배가 더 진실하다는 암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변호다. 내 백성이 형편없는 제물을 드리는 동안 이방에서는 이름이 크게 된다. 14절의 “사기꾼” — 좋은 수컷을 서원하고 흠 있는 것을 실제로 드리는 자다. 레위기 22:17-25가 흠 없는 제물의 법을 규정한다. 말라기의 공동체는 그 법을 형식만 지키고 있었다.



다음 장 —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레위 언약의 배신, 그리고 이혼의 문제가 나란히 다루어진다.




말라기 2장 — 레위 언약과 이혼 비판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

1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이 너희에게 향한 것이니라.

2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결심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마음으로 결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3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책망할 것이요 너희 절기들의 제물들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거되리라.

4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나의 레위와 세운 언약이 지속되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이었다.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었으니 이는 경외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여 내 이름 앞에 두려워하였느니라.

6 그의 입에는 진리의 율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하고 정직하게 나와 동행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언약 — 이것은 모세오경에 명시된 언약은 아니다. 민수기 25:10-13에서 비느하스에게 주신 평화의 언약, 신명기 33:8-11에서 레위 지파를 축복한 내용들을 합쳐서 스가랴가 구성한 언약 개념이다. 5절의 “생명과 화평” —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직의 특성이어야 한다. 그런데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그 반대였다. 6절의 이상적 레위 — “진리의 율법이 입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켰다.” 세 가지 특성이다. 가르침, 도덕적 청렴, 사람을 돌이킴.

7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리니 이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임이라.

8 그러나 너희는 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어기게 하였고 레위의 언약을 부패하게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9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함을 받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편향된 면을 보였기 때문이니라.”

7절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מַלְאַךְ יְהוָה)” — 말라기서의 이름과 같은 단어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 주제다. 그런데 말라기는 역설적으로 이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그 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제사장들이 포기한 자리에 예언자가 서 있다. 8절의 “율법을 어기게 하였다” — 제사장들의 개인 부패가 아니라 백성 전체에 미친 영향이 더 큰 죄다. 지도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





세 번째 논쟁 — 유다가 저지른 배반

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두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각각 자기 형제를 향하여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깨뜨리느냐?

11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가운데서 가증한 일을 저질렀으며 유다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여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성소를 더럽혔도다.

12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야곱의 장막들에서 깨어 있는 자와 대답하는 자를 여호와가 끊어버리실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릴지라도 그러하리라.

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워 드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다시는 너희의 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너희 손에서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시리라.

14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러하니이까?’ 이는 여호와가 너와 네 유년 시절의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니라. 그 아내는 네 짝이요 계약으로 맺어진 아내이거늘 네가 그를 대하여 거짓을 행하였느니라.”

11절 — “이방 신의 딸” — 이방 여성과의 결혼을 가리킨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스가랴의 강조점은 신학적이다. “이방 신의 딸” — 그 여성이 이방 신을 섬긴다는 의미다. 단순히 민족적 혼합이 아니라 신앙적 타협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설을 만든다. 10절은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배반했다. 그 배반이 이방 신과의 연합으로 나타난다.





이혼 비판

15 “그가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는 하나를 만드셨다. 그러나 왜 하나를 만드셨느냐? 경건한 후손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심령을 조심하라. 유년 시절의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포악함을 가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조심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 “여호와가 이혼을 미워한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사실 논쟁적이다. 많은 현대 번역본(NIV, ESV)은 원문의 3인칭 형태를 살려 “그가 이혼하면 그는 자기 아내에게 포악한 짓을 한다”로 번역한다. 즉 하나님이 이혼 자체를 미워한다는 진술인지 이혼하는 자의 포악함을 비판하는 진술인지 해석이 갈린다. 문맥은 분명하다 — 첫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성과 재혼한 것, 즉 이미 있는 언약 관계를 저버린 배신이 문제다. 15절의 “경건한 후손” — 혼합 결혼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신학이다.





네 번째 논쟁 —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지치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지치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가 보기에 선하다 하시며 그가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기 때문이라.

17절의 질문 —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것은 하박국의 질문과 같다.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악인이 번성한다. 공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 회의가 하나님을 향한 비아냥이 되었다. “하나님이 악인을 선하다 하신다”는 냉소. 말라기는 이 질문에 3장에서 대답한다. 사자가 먼저 올 것이라고.



다음 장 —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그리고 십일조.




말라기 3장 —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의 예고

1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자기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바라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으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들의 잿물 같을 것이라.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Levi)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에게 바르게 제물을 드릴 것이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해와 같이 여호와가 기쁘게 받으시리라.”

1절 — 마태 11:10, 마가 1:2, 누가 1:76, 7:27이 이 구절을 세례 요한에게 직접 적용한다. 예수는 “이 사람에 대하여 기록된 것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라고 말하며 세례 요한을 이 예언의 성취로 지목했다. “내 사자”와 “말라기(내 사자)”가 같은 히브리어다. 예언자의 이름 자체가 예언이 된 셈이다. 2절 — “그 날을 누가 당하겠느냐?” 이것이 2장 17절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대한 답이다. 공의의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그러나 그 공의가 도착했을 때 인간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지가 문제다. 연단하는 불 — 정화의 불이다. 파괴의 불이 아니라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





다섯 번째 논쟁 — 돌아오라

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6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하지 아니하느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는 내 규례들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5절 — 고발 목록이다. 점술, 간음, 거짓 맹세, 품꾼 착취, 과부·고아·나그네 압제. 스바냐, 아모스, 미가가 같은 목록을 사용했다. 사회 정의와 종교 순수가 분리되지 않는다. 6절 —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한다(אֲנִי יְהוָה לֹא שָׁנִיתִי).” 이 불변성이 이스라엘이 소멸하지 않는 이유다.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약속도 바뀌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불변성이 이스라엘의 생존 근거다. 이것이 역설적이다 — 심판의 불변성은 무서운 것이지만, 언약의 불변성은 구원의 근거가 된다.





여섯 번째 논쟁 — 십일조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는 십일조와 봉납물이라.

9 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꾸짖어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12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이는 너희가 기쁨의 땅이 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 — “나를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험을 권유하신 유일한 구절이다. 신명기 6:16은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시험해 보라”고 하신다. 이 하나의 문제에서만은 시험이 허용된다. 헌금을 하고 결과를 보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경험해 보라는 초대다. 그 경험이 신뢰를 낳는다. 십일조 논쟁에서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십일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다(레위기 27:30).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자기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착복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강한 주장이다.





의인과 악인의 구분

13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거슬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거슬렀나이까?’ 하는도다.

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애통하며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5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도다.”

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매 여호와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념책이 그 앞에 기록되었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내가 정하는 날에 나의 소유가 될 것이요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하리라.

18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를 분별하리라.”

14-15절 — 하박국의 두 번째 항변과 같다. 악인이 번성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을 하는 자들은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 했으나 그 결과가 실망스러웠던 자들이다. 그 좌절을 말라기는 “완악한 말”이라고 부른다. 16절이 반전이다 — 그 절망적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그 대화를 들으신다.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념책”이 언급되는 희귀한 구절이다(출애굽기 32:32-33, 시편 69:28도 유사한 표현).




말라기 4장 — 엘리야가 오기 전에


불타는 날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처럼 타오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으리니 그 오는 날이 그들을 태울 것이라. 그러므로 그 날이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들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하는 날에 너희 발바닥 아래의 재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 — “공의로운 해(שֶׁמֶשׁ צְדָקָה).” 직역하면 의로움의 태양, 치료의 날개를 가진 태양이다. 날개 달린 원반 태양은 고대 근동 도상에서 신적 권능의 상징이었다. 이집트와 페르시아의 상징을 야훼 신학에 통합한 표현이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 구절을 예수에게 적용했다 — 라틴 찬송가에서 “의의 태양(Sol Justitiae)”은 예수를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다. 말라기 4:2는 크리스마스 찬송의 기원 중 하나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 봄이 되어 처음 들판에 나온 어린 소들의 생생한 이미지다. 해방과 기쁨의 순수한 묘사다.





모세를 기억하라

4 “너희는 내가 호렙(Horeb) 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들을 기억하라.”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으로, 주로 신명기 전통에서 쓰인다.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는 명령이 엘리야의 도래 예언 바로 앞에 놓인다. 과거의 계시(모세)와 미래의 사자(엘리야) 사이에 현재의 공동체가 선다. 율법을 기억하는 것이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엘리야가 돌아오리라

5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Elijah)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하리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5-6절 — 구약성경의 마지막 두 절이다(기독교 정경 순서에서).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서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며 죽지 않은 인물이다. 구약은 그를 이렇게 닫는다 — 엘리야가 다시 온다. 마태복음이 이어받는다. 마태 11:14에서 예수는 세례 요한에 대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한다. 마태 17:11-13에서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답한다. 누가복음 1:17에서 천사가 세례 요한에 대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오리라”고 했다. 말라기의 마지막 두 절이 신약의 첫 이야기 — 세례 요한의 탄생과 활동 — 와 직접 연결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 세대 간의 분열이 회복된다. 이것이 이 사자의 임무다. 도래하는 심판 앞에서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 화해가 시작된다. 그 화해가 없으면 “저주로 땅을 친다” — 말라기 전체는 저주의 위협으로 시작했고(1장) 저주의 경고로 닫는다(4장). 그 사이에 돌아오라는 초대가 여섯 번 반복되었다.

말라기서의 끝, 그리고 구약의 끝 — 약 400년의 침묵이 온다. 성문경(아포크리파)의 일부 책들이 이 시기에 기록되지만, 히브리 정경과 기독교 구약 정경은 말라기로 닫힌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이 열린다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함께. 그 족보 안에 스룹바벨이 있다(마태 1:12). 학개가 약속한 다윗 가문의 후손이다. 구약이 기다리던 것이 신약 첫 페이지에서 소개된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말라기 이후 에스더서로 되돌아가 읽거나 말라기 4:4를 반복하는 관습이 있다 — 저주의 말로 성경이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기억하라.” 심판의 예고가 아니라 삶의 방향으로 끝맺는 것이다.






새 약속 (신약 27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


[image: 마태복음 표지]






마태복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아들 — 약속의 성취로 시작하는 첫 복음.




마태복음 조망

마태복음은 유대인 청중을 향해 쓰인 복음서다. 예수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다윗의 메시아임을 다섯 강화(산상수훈·전도·비유·교회·종말)로 펼친다. 동방박사·이집트 피난·산상수훈·주기도문·팔복·대위임 — 가장 자주 인용되는 복음.


1부 · 왕의 등장 (1~7장)

탄생·세례·시험·산상수훈



2부 · 왕의 사역 (8~18장)

기적·비유·제자 파송



3부 · 왕의 길 (19~28장)

예루살렘·종말·고난·부활




마태복음 1장 —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족보의 첫 줄

1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의 족보. 다윗(David)의 자손이요, 아브라함(Abraham)의 자손이다.

마태는 이름 하나로 책 전체를 걸어놓는다. “다윗의 자손”은 왕권의 언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의 언어다. 첫 줄이 나머지 27장을 압축한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2 아브라함이 이삭(Isaac · ㉸ 이사악)을 낳고, 이삭이 야곱(Jacob)을 낳고, 야곱이 유다(Judah)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 유다가 다말(Tamar · ㉸ 다마르)에게서 베레스(Perez · ㉸ 페레츠)와 세라(Zerah · ㉸ 제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Hezron · ㉸ 헤츠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Ram)을 낳고,

4 람이 아미나답(Amminadab · ㉸ 암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Nahshon · ㉸ 나흐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Salmon)을 낳고,

5 살몬이 라합(Rahab)에게서 보아스(Boaz · ㉸ 보아즈)를 낳고, 보아스가 룻(Ruth)에게서 오벳(Obed)을 낳고, 오벳이 이새(Jesse · ㉸ 이사이)를 낳고,

6 이새가 왕 다윗(David)을 낳았다.

족보에 여성이 네 명 등장한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밧세바. 이것은 당시 족보 관례에서 이례적이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라합은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다. 밧세바는 우리야의 아내였다. 마태는 이 이름들을 지우지 않았다.

6 다윗이 우리야(Uriah)의 아내에게서 솔로몬(Solomon)을 낳고,





솔로몬에서 바빌론 포로까지

7 솔로몬이 르호보암(Rehoboam · ㉸ 르하브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야(Abijah)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Asa)를 낳고,

8 아사가 여호사밧(Jehoshaphat · ㉸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밧이 요람(Joram)을 낳고, 요람이 웃시야(Uzziah · ㉸ 우찌야)를 낳고,

9 웃시야가 요담(Jotham · ㉸ 요탐)을 낳고, 요담이 아하스(Ahaz · ㉸ 아하즈)를 낳고, 아하스가 히스기야(Hezekiah · ㉸ 히즈키야)를 낳고,

10 히스기야가 므낫세(Manasseh · ㉸ 므나쎄)를 낳고, 므낫세가 아몬(Amon)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Josiah)를 낳고,

11 요시야가 바빌론(Babylon) 포로기에 여고냐(Jeconiah · ㉸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포로기 이후에서 그리스도까지

12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가 스알디엘(Shealtiel · ㉸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Zerubbabel · ㉸ 즈루빠벨)을 낳고,

13 스룹바벨이 아비홋(Abiud · ㉸ 아비웃)을 낳고, 아비홋이 엘리아김(Eliakim · ㉸ 엘리아킴)을 낳고, 엘리아김이 아소르(Azor · ㉸ 아조르)를 낳고,

14 아소르가 사독(Zadok · ㉸ 차독)을 낳고, 사독이 아킴(Achim)을 낳고, 아킴이 엘리웃(Eliud)을 낳고,

15 엘리웃이 엘르아살(Eleazar · ㉸ 엘아자르)을 낳고, 엘르아살이 맛단(Matthan · ㉸ 마탄)을 낳고, 맛단이 야곱(Jacob)을 낳고,

16 야곱이 마리아(Mary)의 남편 요셉(Joseph)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가 나셨다.

14절과 16절 사이에 변화가 있다. 1-15절은 모두 “아무개가 아무개를 낳고”라는 능동 구조다. 16절만 다르다 —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요셉은 낳지 않았다. 마태가 족보 전체에서 이 한 곳만 수동태로 꺾었다.





열넷, 열넷, 열넷

17 그러므로 모든 세대를 합산하면 —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열네 세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기까지 열네 세대, 포로기 이후에서 그리스도까지 열네 세대다.

14×3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다윗(דָּוִד)의 세 자음 달렛-바브-달렛의 숫자 값은 4+6+4 = 14다. 마태는 족보를 다윗의 이름으로 짰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주장이 숫자 속에 암호처럼 새겨졌다. 다만 실제로 세어보면 세 번째 그룹은 13세대밖에 나오지 않는다. 마태가 실수했는지, 아니면 예수를 14번째 완성으로 의도했는지 — 학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논쟁이다.





요셉의 꿈

18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였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뒤에,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났다.

19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의 선택이 본문에 두 가지로 압축되어 있다. 율법대로 하면 공개 고발이다. 그러나 그는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의로움과 자비함이 한 사람 안에서 긴장했다.

20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를 네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יֵשׁוּעַ — 예슈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와 같은 어원이다. 천사는 이름의 뜻과 사명을 동시에 선언했다.





임마누엘

22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Immanuel)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 7:14다. 히브리어 원문의 ‘알마(עַלְמָה)’는 젊은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로, 반드시 처녀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태가 사용한 그리스어 번역본(칠십인역)은 이 단어를 ’파르테노스(παρθένος)’, 즉 처녀로 번역했다. 마태는 그 번역을 따랐다. 이사야가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 준 징조가 더 큰 의미를 향해 열려 있다고 마태는 읽었다.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명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받아들였다.

25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

요셉의 행동은 간결하게 기록된다. 그는 말이 없다. 꿈을 꾸고, 깨어나고, 행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끝까지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그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2장 — 동방에서 온 사람들


별을 따라서

1 헤롯 왕 때에 유다(Judea)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셨다.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Magi)이 예루살렘에 와서

2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마고이 — μάγοι)’은 고대 페르시아·바빌론 계통의 학자들로, 천체를 관측하고 해석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이 몇 명인지 본문은 밝히지 않는다. 세 가지 선물 때문에 세 명으로 전해졌을 뿐이다. 이름도, 나라도, 정확한 출발지도 본문에 없다. 이후 전승이 이들을 발타사르·카스파르·멜키오르라 불렀지만, 마태는 모른다.





헤롯의 불안

3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불안해졌다. 예루살렘 온 성도 함께 불안해했다.

4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다.

5 그들이 말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6 ‘또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통치자들 중에서 결코 작지 않다. 이는 네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임이라.’”

미가 5:2의 인용이다. 마태는 히브리어 원문과 칠십인역을 섞어 인용한다. 원래 미가의 “가장 작은” 베들레헴이 마태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곳으로 뒤집어진다. 작은 것이 크게 됨 — 마태가 즐기는 역전의 구조다.

7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알아내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뒤에 찾거든 내게 알려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노라.”

헤롯 대왕(기원전 37~기원전 4년)은 로마의 임명을 받아 유다를 통치한 이두매인(에돔 출신)이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왕위의 정당성에 항상 불안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도 경쟁자로 보아 처형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소식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했다.





별이 멈추다

9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그들 앞에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다.

10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11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세 가지 예물이 세 가지로 해석되어 왔다. 황금 — 왕권. 유향 — 신성. 몰약 — 죽음 준비. 이 해석은 후대에 형성된 것으로, 본문은 단지 귀한 예물이라고 전한다. 몰약(myrrh)은 방부 처리와 애도에 사용되는 향료였다.

12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집트로

13 그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라. 내가 알려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을 것이다.”

14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다.

15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다.

이로써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 11:1의 인용이다. 호세아의 원래 문맥에서 “내 아들”은 이집트에서 불러낸 이스라엘 민족이다. 마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가 예수 한 사람에게서 반복된다고 읽는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기 몸으로 다시 산다는 마태의 독법이 여기서 시작된다.





헤롯의 영아 학살

16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노하였다. 그가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의 두 살 아래 사내아이들을 다 죽였다.

17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라마에서 소리가 들렸다. 통곡하는 소리, 심히 애통해하는 소리.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다. 자녀가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부한다.”

예레미야 31:15의 인용이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베들레헴은 라헬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묻힌 곳이다(창세기 35:19). 구약에서 바빌론 포로기의 통곡이 신약에서 헤롯의 학살 앞에서 다시 울린다. 마태는 통곡이 겹치는 것을 알았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끝나지 않는다.

영아 학살이 역사적으로 확인되는가 —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의 잔혹함을 상세히 기록했지만, 베들레헴 영아 학살은 그의 기록에 없다. 당시 베들레헴이 작은 촌락이었음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 수가 소수였을 것이며, 헤롯의 여러 잔인한 행위들 사이에서 기록에 남지 않았을 수 있다. 마태만이 이 사건을 전한다.





나사렛으로

19 헤롯이 죽은 뒤에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했다.

20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21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

22 그런데 아르켈라오스(Archelaus)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것을 듣고 그리로 가기가 두려웠다. 꿈에서 경고를 받아 갈릴리(Galilee · ㉸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갔다.

23 거기서 나사렛(Nazareth · ㉸ 나자렛)이라는 마을에 가서 살았다.

이로써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는 구약의 직접 인용구를 찾을 수 없다. 학자들은 몇 가지로 설명한다. 이사야 11:1의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가지(네쩨르 — נֵצֶר)가 나오리라”에서 ’나사렛’과 어근이 같다는 언어 유사성. 또는 사사기 13:5에서 삼손이 “나실인(나지르 — נָזִיר)”이라는 연결. 마태는 단수 ’선지자’가 아니라 복수 ’선지자들’이라고 썼다 — 하나의 구절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전반적 정신을 가리킨다는 뜻으로 읽는다.




마태복음 3장 —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의 등장

1 그 무렵에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 · ㉸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선포했다.

2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 나라(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는 마태복음의 고유한 표현이다.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쓴다. 마태는 유대 기독교 독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하늘”로 대체했다고 본다. 뜻은 같다.

3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자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4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꿀이었다.

엘리야의 복장이다. 열왕기하 1:8에서 엘리야는 “털 많은 사람이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다”고 묘사된다. 마태는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임을 복장으로 암시한다. 말라기 4:5에서 하나님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라”고 약속했다.

5 그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Jordan · ㉸ 요르단) 강 주변 온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갔다.

6 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독사의 자식들

7 그가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럿을 보고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었느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9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10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11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12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알곡은 곳간에 거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바리새인(Pharisees · ㉸ 바리사이)과 사두개인(Sadducees · ㉸ 사두가이). 두 집단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드물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구전 해석을 중요시했고, 사두개인은 귀족·제사장 계층으로 성문 토라만 인정했다. 정치·신학적으로 서로 대립했던 두 집단이 요한에게 함께 나왔다는 것이 마태의 기록이다.





예수의 세례

13 그 때에 예수가 갈릴리에서 요단 강에 오셨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14 요한이 막으며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요?”

15 예수가 대답하셨다.

“지금은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자 요한이 허락했다.

16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

17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그를 기뻐한다.”

세례 장면에서 삼위가 동시에 등장한다. 세례를 받는 아들,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 소리로 말씀하는 아버지. 마태복음에서 이것이 처음이다. 마지막 장(28장)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가 여기서 준비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 시편 2:7(“너는 내 아들이라”)과 이사야 42:1(“내가 기뻐하는 나의 종”)의 결합으로 본다. 왕적 메시아와 고난받는 종 — 두 이미지가 세례 소리에서 만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적합하다” — 예수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마태만 기록한다. 예수가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해야 했던 모든 의를 그가 대신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다.




마태복음 4장 — 광야의 시험


사십 일

1 그 때에 예수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 마귀에게 시험받으시기 위해서.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주리셨다.

사십 일은 성경에서 반복되는 수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십 년을 보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사십 일 금식했다(출애굽기 34:28). 엘리야는 사십 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렀다(열왕기상 19:8). 예수의 사십 일은 이스라엘의 사십 년 광야 여정을 압축한 것으로 마태는 읽는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는 다르게 응답한다.





첫 번째 시험 — 돌을 빵으로

3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4 예수가 대답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였다.”

신명기 8:3의 인용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팠을 때 만나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가르치려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예수는 이스라엘이 받은 그 교훈을 자기 시험에서 직접 살아낸다.





두 번째 시험 — 성전 꼭대기에서

5 그러자 마귀가 그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7 예수가 대답하셨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 시편 91:11-12다. 마귀의 인용은 정확하다. 그러나 예수는 신명기 6:16으로 답한다. “므리바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예수는 그러지 않는다. 성경 구절이 성경 구절과 싸우는 장면이다. 마태는 해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 대화로 보여준다.





세 번째 시험 — 세상의 왕국들

8 마귀가 또 그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9 말했다.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10 그 때에 예수가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사탄아.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마귀가 그를 떠났다. 천사들이 나아와 그를 섬겼다.

세 번의 시험 모두 신명기에서 인용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말씀이다. 예수는 광야 40일을 마치며 이스라엘이 받아야 했던 말씀으로 마귀에게 응답한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다시, 제대로, 완성된다.





갈릴리 사역의 시작

12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

13 나사렛(Nazareth)을 떠나 스불론(Zebulun · ㉸ 즈불룬)과 납달리(Naphtali · ㉸ 납탈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Capernaum · ㉸ 카파르나움)에 가서 사셨다.

14 이로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5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단 강 너머, 이방인의 갈릴리.

16 어둠 속에 앉아 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던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이사야 9:1-2의 인용이다. 갈릴리는 아시리아 침략 때 이방 민족들이 가장 먼저 밀려온 지역이었다.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경멸적 표현이 붙을 만큼 혼합된 지역이었다. 이사야는 그 땅에서 빛이 뜰 것이라고 했다. 마태는 예수가 바로 그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 있게 기록한다.





“나를 따라오라”

17 그 때부터 예수가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18 갈릴리 바다를 따라 걷다가 형제인 두 사람을 보셨다. 시몬(Simon)이라 불리는 베드로(Peter)와 그의 형제 **안드레(Andrew · ㉸ 안드레아)였다.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어부였기 때문이다.

19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20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두 사람을 보셨다. 세베대(Zebedee · ㉸ 제베대)의 아들 야고보(James · ㉸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John)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를 따랐다.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된다. 마태는 망설임도, 작별 인사도, 이유를 묻는 장면도 기록하지 않는다. 부름과 응답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제자 됨의 언어다.





갈릴리 전역에서

23 예수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24 그 소문이 온 시리아(Syria)에 퍼졌다. 사람들이 모든 병든 자들, 여러 가지 병과 고통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간질 걸린 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왔다.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

25 갈릴리와 데가볼리(Decapolis · ㉸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 강 너머에서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




마태복음 5장 — 산 위에서


올라가시다

1 그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2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예수가 앉는다. 랍비 전통에서 가르치는 자는 앉는다. 일어서는 것은 다른 행위다. 제자들이 나아온다 —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신다.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을 연상시킨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고른다.





팔복

3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이어받을 것이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8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앞선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박해했다.”

팔복(八福 — Beatitudes)에서 여덟 번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 “~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리라.” 첫 번째(3절)와 마지막(10절)은 같은 결론이다 —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머지 여섯은 미래형이다. 복은 지금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가난하고, 슬프고, 박해받는 자들이 선언된다. 이것이 선언이지 격언이 아닌 이유다.

누가복음 6:20-22의 ’평지수훈’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누가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고 마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한다. 누가에는 “화 있을진저”의 대조 쌍이 있지만 마태에는 없다. 마태의 복음은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열려 있다.





소금과 빛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더이상 쓸 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길 수 없다.

15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두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준다.

16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율법을 완성하러

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 점 일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19 그러므로 이 계명들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크다 불릴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선언은 뒤에 이어지는 여섯 대조를 위한 서론이다. 마태는 예수가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다. “완성”(플레로사이 — πληρῶσαι)의 의미를 놓고 해석이 갈린다 — 율법의 예언적 의미를 성취한다는 뜻인지,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이룬다는 뜻인지. 아마도 둘 다다.





여섯 대조

21 “옛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였음을 너희가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라가(쓸모없는 자)’라고 하는 자는 공의회 앞에 설 것이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던져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거기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25 너를 고소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빨리 화해하라.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옥리에게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네가 감옥에 갇힌다.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옛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였음을 너희가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한 것이다.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지체를 잃는 것이 낫다.

30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지체를 잃는 것이 낫다.”

31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였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녀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버림받은 아내를 취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또 옛 사람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주께 맹세한 것은 지키라’ 하였음을 너희가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그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는 큰 왕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오직 너희 말은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라 하라.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였음을 너희가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라.

40 또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에게 겉옷도 주어라.

41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 리를 가라.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서 빌리고자 하는 자를 돌아서지 말아라.”

43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음을 너희가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46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47 또 너희가 형제들만 인사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옛 사람들에게 들었다 —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대조 구조가 여섯 번 반복된다. 이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선언이 아니다. 율법의 외적 준수에서 내면의 동기까지 파고드는 심화다. 살인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분노의 뿌리를 다스려야 한다. “옛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당시 랍비 해석 전통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눈은 눈으로” — 탈리오 법칙(lex talionis)이다. 원래 이 법은 복수의 상한선을 정한 것이었다 — 눈 하나를 잃었으면 최대 눈 하나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제한 원칙. 무제한 보복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예수는 그 제한 원칙을 넘어 아예 보복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마태복음 6장 — 은밀한 곳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1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네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이 없다.

2 그러므로 자선을 베풀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네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3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4 그리하면 네 자선 행위가 은밀하게 될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5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8 그들처럼 하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Lord’s Prayer)이다. 마태복음 6:9-13과 누가복음 11:2-4에 병행 전승이 있다. 누가의 것이 더 짧다. 주기도문은 아마도 예수가 제시한 기도의 형식이나 방향이었을 것이고, 초대 교회에서 반복 암송되며 고정되었다. 1세기 말 유대 기독교 문헌인 디다케(Didache)에 이미 이 기도문이 등장하며, 거기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송영(doxology)이 추가되어 있다. 이 송영은 현재 많은 성경 사본에는 없으나 예배에서 오래 사용되어 왔다.

“일용할 양식”의 그리스어 ’에피우시온(ἐπιούσιον)’은 신약에서 오직 이 기도문에만 등장하는 단어다. 뜻이 불분명해서 오래 논쟁이 있었다. “오늘을 위한”, “내일을 위한”, “실질적인”, “초자연적인” 등 다양한 해석이 있다. 기원 4세기 교부 제롬(Jerome)은 히브리어 복음서에서 이 단어가 “내일의 것”을 뜻한다고 전했다.

14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15 너희가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금식

16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사람들에게 금식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보물과 눈과 주인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거기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들이 뚫고 훔쳐간다.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서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한다.

21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22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건강하면 네 온 몸이 밝을 것이다.

23 네 눈이 나쁘면 네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하나에게 충성하고 다른 하나를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은 그리스어로 ’마몬(μαμωνᾷ)’이다. 아람어 ’마모나(mamona)’에서 왔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나온 이 단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섬기는 삶의 방식을 가리킨다. 재물 자체가 신이 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않느냐?

26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이 새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왜 옷에 대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않고 실도 잣지 않는다.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영광으로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마라.

32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태평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새와 들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호소다. 마태는 이 가르침을 가난한 갈릴리 농민과 어부들이 들었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실존적 염려였다.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더 큰 신뢰로 이끄는 말이다.




마태복음 7장 — 황금률과 두 길


비판하지 마라

1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것이다. 너희가 재는 그 됫박으로 너희도 재임을 받을 것이다.

3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4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네 형제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게 해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5 외식하는 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런 다음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뺄 수 있다.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밟힐까, 돌아서서 너희를 찢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7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8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9 너희 중에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0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황금률

12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이것이 황금률(Golden Rule)이다. 공자, 힐렐 랍비, 그리고 여러 윤리 전통에서 유사한 표현이 있다. 랍비 힐렐은 “네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마라 — 이것이 전체 토라다”라고 했다(샤밧 31a). 예수의 표현은 부정형이 아니라 긍정형이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 소극적 금지에서 적극적 행동으로 방향이 다르다. 마태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전체의 요약이라고 못 박는다.





좁은 문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다.”





나무와 열매

15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 속으로는 사나운 이리다.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진다.

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21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본문은 무섭다.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거부된다. 이유는 단 하나 —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불법’(아노미아 — ἀνομία)은 율법 없음, 또는 율법을 어김이다. 마태에서 제자 됨의 기준은 표적이 아니라 순종이다.





두 집

24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쳤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26 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졌다. 그 무너짐이 컸다.”





가르치시는 권위

28 예수가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29 이는 그가 권세 있는 자처럼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들의 서기관들처럼이 아니었다.

산상수훈은 여기서 끝난다. 5-7장, 세 장에 걸쳐 이어진 가르침이다. 마태는 모세 오경의 구조를 의식하며 예수의 다섯 강화를 구성했다고 본다 — 5-7장이 그 첫 번째다. 서기관들은 전통과 선례를 인용했다. 예수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한다. 권세의 출처가 다르다.




마태복음 8장 — 손을 내밀어


나병환자

1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2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말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3 예수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원한다. 깨끗해져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4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나병환자는 율법에 따라 성 밖에 살며 격리된 사람이었다(레위기 13-14장). 접촉이 금지되었다. 예수는 손을 내밀어 만진다. 그 만짐이 그를 깨끗하게 만들었다 — 예수가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는 명령은 율법의 회복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다.





백부장의 믿음

5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청했다.

6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7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8 백부장이 대답했다.

“주여, 저는 주께서 제 지붕 아래 들어오시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9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제 아래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10 예수가 이것을 들으시고 놀라셨다.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쪽과 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나라에 앉을 것이다.

12 그러나 이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3 예수가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라. 네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다. 이방인이다.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는 점령자의 일원이다. 그가 “이 나라의 자손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인다. 마태는 이 사건을 족보 1장에서 예고한 것과 연결한다 —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의 장모와 저녁의 무리

14 예수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15 예수가 그 손을 잡으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녀가 일어나 그를 섬겼다.

16 저녁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그에게 왔다. 예수가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17 이로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나를 따르려면”

18 예수가 많은 무리를 보시고 저쪽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다.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말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20 예수가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21 다른 제자 하나가 말했다.

“주여,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지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22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

아버지를 먼저 장사지내게 해달라는 요청은 자연스러운 인간 의무다.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라”는 말은 충격적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 의례를 행하게 두고, 살아있는 자들은 따라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제자 됨의 우선순위를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말 중 하나다.





바다를 잠잠하게

23 예수가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다.

24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예수는 주무시고 계셨다.

25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말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26 예수가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27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다.

“이 이가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

28 예수가 건너편 거라사인(Gergesenes · ㉸ 가다라인) 땅에 이르시니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를 만났다.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 없었다.

29 그들이 외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30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었다.

31 귀신들이 간청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 떼 안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32 “가라.”

귀신들이 나가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다. 돼지 떼 전체가 벼랑에서 바다로 달려 들어가 물속에서 죽었다.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성에 들어가 귀신 들린 자들의 일과 돼지 떼의 일을 다 알렸다.

34 온 성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다. 그를 보고 그 지역을 떠나시기를 간청했다.




마태복음 9장 — 죄인들을 부르러


중풍병자의 죄 사함

1 예수가 배에 올라 건너가 자기 도시 가버나움에 오셨다.

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그에게 데려왔다. 예수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담대하라,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3 서기관들 중 몇이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4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느냐?

5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6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7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갔다.

8 무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마태를 부르시다

9 예수가 거기서 떠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Matthew · ㉸ 마태오)라는 사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그가 일어나 따랐다.

마태복음의 저자로 전해지는 사람이다. 마가복음 2:14에서는 알패오의 아들 레위라고 불린다. 마태와 레위가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세관은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곳으로, 세리는 유대인 사회에서 배신자이자 죄인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쳤고, 종종 법정 금액 이상을 착취했다.

10 예수가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12 예수가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13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호세아 6:6의 인용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은 두 번 인용된다(9:13, 12:7).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다. 의식적 규정보다 관계적 자비가 앞선다.





금식에 대한 질문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와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5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이다.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16 새 천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것이 그 옷을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게 한다.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된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18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말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19 예수가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따랐다.

20 그 때에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뒤에서 와서 그의 겉옷 술을 만졌다.

21 이는 속으로 ’그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22 예수가 돌아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담대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순간부터 여인이 나았다.

23 예수가 그 관리의 집에 이르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말씀하셨다.

“물러가라.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비웃었다.

25 무리를 내보낸 뒤에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났다.

26 이 소문이 그 땅 전체에 퍼졌다.





두 맹인과 말 못하는 자

27 예수가 거기서 떠나가시는데 맹인 둘이 따라와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8 예수가 집 안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렇습니다, 주여.”

29 그 때에 예수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30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가 엄히 말씀하셨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31 그들이 나가서 그 지역 온 곳에 그의 소문을 퍼뜨렸다.

32 그들이 나가다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그에게 데려왔다.

33 귀신이 쫓겨나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했다. 무리가 놀라며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34 바리새인들은 말했다.

“그가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추수할 것은 많고

35 예수가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36 그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37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38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라.”




마태복음 10장 — 열둘을 보내시며


열두 사도

1 예수가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 베드로(Peter)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James)와 그의 형제 요한,

3 빌립(Philip · ㉸ 필립보)과 바돌로매(Bartholomew · ㉸ 바르톨로메오), 도마(Thomas · ㉸ 토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Alphaeus)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Thaddaeus · ㉸ 타대오),

4 시몬(Simon) (셀롯 당원)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Judas Iscariot · ㉸ 유다 이스카리옷).

열두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대응한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상징하는 수다. 사도(使徒 — apostolos)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 목록은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온다. 각 목록에서 순서와 이름이 약간씩 다르다. 다대오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온다.





파송의 명령

5 예수가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셨다.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6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선포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8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9 금이나 은이나 구리를 띠에 두지 마라.

10 여행 가방도, 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은 자기 밥값을 받을 만하다.

11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서 적합한 사람을 찾아라.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12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안 인사를 하라.

13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14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나면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1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다.”





박해에 대비하라

16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낸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회에 넘겨주고 자기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18 너희가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방인들과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다.

19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 때에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것을 주실 것이다.

20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기 때문이다.

21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녀를 넘겨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반기를 들어 그들을 죽게 할 것이다.

22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23 이 도시에서 박해하거든 저 도시로 피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 돌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24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25 제자가 선생같이, 종이 주인같이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불렀다면, 그 집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

26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27 내가 어둠 속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밝은 곳에서 말하라. 귀에 대고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중 하나도 너희 아버지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30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으셨다.

31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32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33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검을 주러

34 “내가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35 나는 아들을 아버지와, 딸을 어머니와, 며느리를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러 왔다.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 사람들이 될 것이다.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8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39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받아들이는 자

40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41 선지자를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42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라는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요한의 질문

1 예수가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신 뒤에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러 거기서 떠나가셨다.

2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3 그에게 묻게 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4 예수가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알려라.

5 맹인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고,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자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6 나를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의 질문은 놀랍다. 예수의 세례를 준 요한이 감옥에서 의심하고 있다. 그는 메시아가 심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3:12). 그런데 예수는 고치고 있다. 그 간격에서 요한의 질문이 나왔다. 예수의 답은 이사야 35:5-6, 61:1의 언어다. 기적들 자체가 답이다. “나를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기적이 아니라 복음 선포로 메시아를 확인하지 못할 때를 가리킨다.





요한에 대하여

7 그들이 떠나자 예수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9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다.

10 그는 이렇게 기록된 자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11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폭력을 받아왔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

13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다.

14 너희가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가 오리라고 한 엘리야다.

15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폭력을 받아왔다”(비아조 — βιάζεται)는 번역이 논쟁적이다. “하늘 나라가 힘차게 전진한다” 또는 “폭력에 시달려왔다”로 달리 읽힌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예수 자신이 당할 운명을 고려할 때 수동적 의미가 맞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





이 세대는 어린아이 같다

16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겠느냐? 그들은 시장 안에서 앉아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과 같다.

17 ‘우리가 피리를 불었지만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불렀지만 너희가 울지 않았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그들이 ’그는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

19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자 그들이 ’보라,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위들로 옳다 함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

20 그 때에 예수가 자기의 능한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으셨다.

21 “화 있다, 고라신(Chorazin · ㉸ 코라진)아! 화 있다, 벳새다(Bethsaida · ㉸ 벳사이다)야! 너희 안에서 행해진 능한 일들이 두로(Tyre · ㉸ 티로)와 시돈(Sidon · ㉸ 시돈)에서 행해졌더라면 그들이 오래전에 베옷과 재로 회개하였을 것이다.

2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다.

23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것이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네 안에서 행해진 능한 일들이 소돔에서 행해졌더라면 그것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24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딜 만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25 그 때에 예수가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여, 이것들을 지혜롭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신 뜻이었습니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알리기 원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30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초청이 신약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말 중 하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 당시 유대 민중은 로마의 세금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과한 율법 해석의 무게 아래 있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새 멍에를 제시한다. “멍에”는 랍비 전통에서 스승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 예수의 멍에가 쉽다는 것은 게으름을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다. 무거운 종교적 짐과 다른 종류의 요구라는 의미다.




마태복음 12장 —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다

1 그 때에 예수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다.

2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예수가 말씀하셨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팠을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자기도, 그와 함께한 자들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5 또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 없다고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7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손 마른 사람

9 예수가 거기서 떠나가셔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10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11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잡아서 꺼내지 않겠느냐?

12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13 그 때에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내밀었다. 다른 손처럼 회복되어 성해졌다.

14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할지 의논했다.





모든 병을 고치시다

15 예수가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그가 그들 전부를 고치시고

16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다.

17 이로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18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기뻐하는 자.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줄 것이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것이다.

19 그는 다투지 않고, 소리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20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승리에 이를 때까지.

21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에 소망을 두리라.”





귀신의 왕 논쟁

22 그 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가 고치셔서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

23 무리가 다 놀라며 말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24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Beelzebul)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25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스스로 분열된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스스로 분열된 도시나 가정도 무너진다.

26 만약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7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자녀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심판자가 될 것이다.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29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물건들을 빼앗으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결박한 다음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30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의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32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이 세대에서도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오랫동안 공포와 논쟁의 대상이었다. 맥락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기적을 성령의 역사가 아닌 바알세불의 역사로 단정한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악하다고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왜곡하는 태도가 용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정 말 한 마디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무와 열매, 악한 세대의 표적

33 “나무를 좋게 하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를 나쁘게 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3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다.

35 선한 사람은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은 심판 날에 자기가 한 모든 헛된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겠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겠다.”

38 그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이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고 싶습니다.”

39 예수가 대답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40 요나가 사흘 낮과 밤을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낮과 밤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41 심판 때에 니느웨(Nineveh · ㉸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선포에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42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러운 귀신이 돌아오다

43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며 쉴 곳을 찾지만 찾지 못한다.

44 그 때에 말한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와서 보니 비어있고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다.

45 그 때에 가서 자기보다 더 나쁜 다른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사는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을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46 예수가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와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47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과 말하려고 서 있습니다.”

48 예수가 말하는 자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49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50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마태복음 13장 — 일곱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 그 날 예수가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셨다.

2 많은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어 그가 배에 올라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해변에 서 있었다.

3 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뿌릴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

5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았으므로 곧 싹이 났다.

6 그러나 해가 돋으니 타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7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막아버렸다.

8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열매를 맺었다.

9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10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와 물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11 예수가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12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져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에게서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13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15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가 무거워졌고, 눈을 감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복이 있다. 보기 때문이다. 너희의 귀는 복이 있다. 듣기 때문이다.

1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씨 뿌리는 자 비유의 해석

18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다.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다.

21 그러나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만 지속되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22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그가 실로 열매를 맺는데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가 된다.”





가라지 비유

24 예수가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26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에 가라지들도 보였다.

27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가라지들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28 그가 말했다. ‘원수가 이 일을 하였다.’

종들이 말했다. ‘그러면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29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 수 있다.

30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먼저 가라지를 모아 불태울 단으로 묶어라. 그런 다음에 밀을 내 곳간에 모아라.’”





겨자씨와 누룩

31 예수가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밭에 심는다.

32 그것은 모든 씨들 중에서 가장 작다. 그러나 자라면 채소 중에서 가장 커져 나무가 된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33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말 안에 넣어 전체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34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 없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35 이로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낼 것이다.”





가라지 비유의 해석

36 그 때에 예수가 무리를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나아와 그에게 말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37 예수가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38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40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41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아

42 불 타는 화덕에 던질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43 그 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보화와 진주, 그물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숨긴 다음, 기뻐하며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45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46 매우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쳐 각종 것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

48 가득 찼을 때에 해변에 끌어올리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49 세상의 끝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분리하여

50 불 타는 화덕에 던질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51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52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를 위해 훈련된 모든 서기관은 자기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고향에서의 배척

53 예수가 이 비유들을 마치시고 거기서 떠나가셨다.

54 자기 고향에 오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지혜와 능한 일들을 얻었는가?

55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않는가?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James)와 요셉(Joseph)과 시몬(Simon)과 유다(Judas)가 아닌가?

56 그의 누이들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가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는가?”

57 그들이 그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 외에는 존경받지 못하는 법이 없다.”

58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목수의 아들.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온다. 예수의 형제들의 존재는 마리아의 영속적 처녀성 교리와 관련해 논쟁이 되어왔다. 가톨릭 전통은 “형제들”을 사촌이나 요셉의 전처 자녀들로 해석한다. 개신교 대부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친자식으로 읽는다. 마태 본문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4장 — 광야에서 먹이시다


세례 요한의 죽음

1 그 때에 분봉 왕 헤롯(Herod · ㉸ 헤로데)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2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에게서 이런 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3 헤롯이 전에 자기 형제 빌립(Philip)의 아내 헤로디아(Herodias)로 인하여 요한을 잡아 묶어 감옥에 가두었다.

4 이는 요한이 그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5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6 그런데 헤롯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7 그래서 그는 맹세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했다.

8 그녀가 자기 어머니의 부추김으로 말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 주십시오.”

9 왕이 근심하였으나 맹세도 하였고 함께 앉은 손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라고 명했다.

10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었다.

11 그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 나와 소녀에게 주어졌고, 그녀는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2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다 장사 지내고, 예수께 알렸다.

헤롯 안티파스(기원전 4년 ~ 기원후 39년)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다. 그가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이것이 요한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요세푸스의 기록(유대 고대사 18권)에도 헤롯이 요한을 처형한 사건이 나온다. 요세푸스는 이유를 정치적 위협으로 설명하지만 마태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

13 예수가 이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서 따로 빈 곳으로 떠나가셨다. 무리가 듣고 여러 도시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왔다.

14 예수가 배에서 내리시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15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와 말했다.

“여기는 빈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들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16 예수가 말씀하셨다.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7 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18 예수가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라.”

19 무리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20 다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21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 오천 명쯤이었다.

이 기적은 네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다(마가 6장, 누가 9장, 요한 6장). “떼어 주었다”는 표현은 마지막 만찬의 언어와 같다. 초대 교회는 이 사건을 성찬례와 연결해 읽었다. 엘리사가 보리 떡 스무 개로 백 명을 먹인 이야기(열왕기하 4:42-44)가 배경에 있다. 예수의 기적은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물 위를 걸어오시다

22 예수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셨다. 그 사이에 무리를 보내셨다.

23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혼자 거기 계셨다.

24 배는 이미 육지에서 여러 스다디온이나 떨어져 있었다. 바람이 거스르므로 물결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었다.

25 밤 사경쯤에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셨다.

26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걷는 것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유령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소리질렀다.

27 예수가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8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만약 당신이라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 당신에게 오라고 명하십시오.”

29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갔다.

30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들기 시작했다.

“주여, 구원하소서!”

31 예수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32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33 배 안에 있던 자들이 예수께 절하며 말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Gennesaret) 땅에 이르렀다.

35 그 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알려 모든 병든 자들을 그에게 데려왔다.

36 그들이 그의 옷 술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만진 자들은 다 나았다.




마태복음 15장 — 가나안 여인


장로들의 전통

1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2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군요.”

3 예수가 대답하셨다.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4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5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릴 만한 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6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었다.

7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옳게 예언하였다.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9 그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며 사람의 계명들을 교리로 가르친다.’”

10 예수가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다.

“들어라, 깨달아라.

11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2 그 때에 제자들이 나아와 말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13 예수가 대답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힐 것이다.

14 그냥 두어라. 그들은 눈먼 자들의 인도자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15 베드로가 말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16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17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8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러하다 — 악한 생각들,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20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가나안 여인

21 예수가 거기서 떠나 두로(Tyre)와 시돈(Sidon)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22 가나안(Canaan) 여인이 그 지역에서 나와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심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23 예수가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나아와 간청했다.

“그녀를 보내주십시오. 그녀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고 있습니다.”

24 예수가 대답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받았다.”

25 그녀가 와서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26 예수가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7 그녀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8 그 때에 예수가 대답하셨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원대로 되어라.”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불편한 본문 중 하나다. 예수는 세 번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 침묵으로, “이스라엘에게만 보냄받았다”는 말로, “개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여인의 세 번째 응답 앞에서 “네 믿음이 크다”고 하신다. 무엇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예수는 처음부터 이 결말을 보고 있었는가 —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4복음서에서 예수가 믿음을 “크다”고 칭찬한 경우는 단 두 번이다. 한 번은 이방 군인 백부장(8:10), 한 번은 이 가나안 여인이다.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29 예수가 거기서 떠나 갈릴리 바다 가로 가셨다. 산에 올라 앉으셨다.

30 많은 무리가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 손 마른 자와 그 밖의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에게 와서 그의 발 앞에 두었다.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

31 무리가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손 마른 자가 건강해지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천 명을 먹이시다

32 예수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무리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을 굶겨 보내고 싶지 않다.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된다.”

33 제자들이 말했다.

“이 빈 곳에서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34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입니다.”

35 예수가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명하셨다.

36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가지시고 감사하신 뒤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주었다.

37 다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모으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38 먹은 자는 여자들과 어린이들 외에 남자만 사천 명이었다.

39 예수가 무리를 보내신 뒤에 배에 올라 막달라(Magadan) 지방으로 가셨다.




마태복음 16장 — 베드로의 고백


표적을 구하다

1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2 예수가 대답하셨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너희는 ’날씨가 좋겠다’고 말한다.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나쁘겠다’고 말한다. 너희는 하늘의 모양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가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5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에 빵 가져오기를 잊었다.

6 예수가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 삼가라.”

7 제자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8 예수가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서로 말하느냐?

9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천 명에게 빵 다섯 개를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남은 것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10 사천 명에게 빵 일곱 개를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남은 것을 몇 광주리나 거두었느냐?

11 어떻게 내가 빵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삼가라.”

12 그 때에 그들이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다.





베드로의 고백

13 예수가 빌립보 가이사랴(Caesarea Philippi · ㉸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그들이 말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15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 예수가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18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Peter — 반석)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들을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20 그 때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너는 베드로다”(페트로스 — Πέτρος)와 “이 반석 위에”(페트라 — πέτρᾳ). 그리스어 남성형과 여성형이 사용된다. 아람어로는 둘 다 ’케파(Kepha)’다. “반석”이 베드로 개인인가, 베드로의 고백인가, 아니면 예수 자신인가를 두고 가톨릭과 개신교가 오랫동안 다르게 읽어왔다. 가톨릭은 베드로 개인과 그 계승자들(교황권)에게 적용한다. 개신교는 대체로 베드로의 고백 내용 —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 을 교회가 서는 반석으로 읽는다.

“교회(에클레시아 — ἐκκλησία)”는 신약에서 마태복음에만 두 번 등장한다(16:18, 18:17).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 교회라는 개념이 예수 자신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소급 적용되었는지는 논쟁이 있다.





첫 번째 수난 예고

21 그 때부터 예수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22 베드로가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 꾸짖기 시작했다.

“주여,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23 예수가 돌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내게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는 방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몇 절 뒤에 “사탄아”라는 말을 듣는다. 같은 사람이 같은 장면에서 가장 높은 고백과 가장 날카로운 꾸짖음을 연달아 받는다.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이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한 그리스도는 고난받지 않는 메시아였다. 그 기대가 사탄의 역할을 했다.





십자가를 지고

24 그 때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찾을 것이다.

26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되찾으려면 무엇을 주겠느냐?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줄 것이다.

2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나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마태복음 17장 — 변화산


산 위에서

1 엿새 뒤에 예수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2 그들 앞에서 변화되셨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이 빛같이 희어졌다.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4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지으리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5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그의 말을 들어라.”

6 제자들이 듣고 얼굴을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

7 예수가 가까이 와서 그들을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8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변화산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한다.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신 것(출애굽기 34:29-35,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이 여기서 반향된다. 베드로의 “초막 셋”은 즉흥적이고 당황스러운 반응이다 — 마가복음은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솔직히 적는다(9:6). 세례 때(3:17)와 동일한 하늘의 소리가 다시 들리고, 이번에는 “그의 말을 들어라”가 추가된다.





산에서 내려오며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가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기까지 이 보이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10 제자들이 물었다.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11 예수가 대답하셨다.

“엘리야는 실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12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13 그 때에 제자들이 깨달았다. 예수가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귀신 들린 아이

14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아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15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집니다.

16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17 예수가 대답하셨다.

“믿음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오래 너희를 참아야 하느냐? 그를 내게 데려오라.”

18 예수가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에게서 나갔다. 그 순간부터 아이가 나았다.

19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아와 물었다.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산에게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갈 것이다.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수난 예고

22 그들이 갈릴리에서 지낼 때에 예수가 말씀하셨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23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다.





성전세

24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반 세겔)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물었다.

“너희 선생님은 반 세겔을 내지 않느냐?”

25 “그렇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자 예수가 먼저 물으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에게서냐, 외인들에게서냐?”

26 “외인들에게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면제된다.

27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드리우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물고기를 잡아라.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그들에게 내어라.”




마태복음 18장 — 일만 달란트


누가 크냐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물었다.

“하늘 나라에서는 누가 크냐?”

2 예수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 나라에서 가장 크다.

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6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목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7 세상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때문에 화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오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런 일을 통해 오는 자에게는 화 있다.

8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 버려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9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려라.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잃은 양

10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

12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

13 찾으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길을 잃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보다 그것으로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가 멸망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형제를 권면하라

15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그와 너 사이에 단둘이 있을 때에 그에게 말하라. 그가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16 만약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라. 두세 증인의 입을 통해 모든 일이 확증되게 하려 함이다.

17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19 다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둘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어주실 것이다.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얼마나 용서해야 하느냐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물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22 예수가 말씀하셨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해야 한다.”

“일흔 번을 일곱 번”은 490번을 용서하라는 산술적 요구가 아니다. 창세기 4:24에서 라멕은 “가인을 위해 일곱 배로 갚으리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일흔일곱 배로 갚으리라”고 선언했다. 무한 복수의 선언이었다. 예수는 그 숫자를 무한 용서로 뒤집는다.





일만 달란트 비유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24 결산을 시작하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명이 왕 앞에 끌려왔다.

25 갚을 것이 없으므로 왕이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갚으라고 명했다.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27 왕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빚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붙잡아 목을 졸라 말했다. ‘빚을 갚아라.’

29 동료가 엎드려 간청했다. ‘나를 참아라. 갚겠다.’

30 그가 듣지 않고 그를 끌고 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

31 다른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근심하여 왕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알렸다.

32 왕이 그를 불러 말했다. ’악한 종아, 네가 간청하기에 내가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34 왕이 화가 나서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있게 했다.

35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하실 것이다.”

일만 달란트는 1세기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의 연간 세금 수입이 200 달란트였다. 일만 달란트는 수십 년 치 세금이다. 반면 백 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임금이다. 탕감받은 빚의 크기와 요구한 빚의 크기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비유의 요점이다.




마태복음 19장 —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혼에 대한 질문

1 예수가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 너머 유다 지역으로 가셨다.

2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그가 거기서 그들을 고치셨다.

3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와서 시험하여 물었다.

“남자가 어떤 이유로든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4 예수가 대답하셨다.

“창조자가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5 ’이런 이유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고 하셨다.

6 그러므로 그들이 더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라.”

7 그들이 물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고 명하였습니까?”

8 예수가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10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만약 남자가 아내와의 형편이 이러하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11 예수가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만한 자들만 가능하다.

12 모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자도 있고, 사람에게 고자로 만들어진 자도 있고,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도 있다. 받아들일 만한 자는 받아들여라.”





어린아이들

13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에게 데려왔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4 예수가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을 그냥 두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15 그가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서 떠나가셨다.





부자 청년

16 보라, 한 사람이 나아와 물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17 예수가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선에 대해 나에게 묻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18 “어느 것들입니까?”

예수가 말씀하셨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19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20 청년이 말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왔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21 예수가 말씀하셨다.

“완전하기를 원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돌아갔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23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25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서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가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 예로부터 “바늘귀”를 예루살렘의 좁은 성문으로 보거나, “낙타”를 밧줄로 읽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완화 해석들은 대체로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비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 그 불가능함이 요점이다. 부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극단적 경고다.





베드로의 질문

27 그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28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로워져 인자가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29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인해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땅을 버린 자는 백 배를 받고 영생을 이어받을 것이다.

30 그러나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될 것들이 많다.”




마태복음 20장 — 포도원의 일꾼들


포도원 품꾼 비유

1 “하늘 나라는 이른 아침에 자기 포도원에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집주인과 같다.

2 그는 일꾼들과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3 아홉 시쯤에 나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4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합당한 것을 주겠다.’

5 그들이 갔다.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같이 했다.

6 오후 다섯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에게 말했다. ‘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이 여기 서 있느냐?’

7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8 저녁이 되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부터 먼저 온 자들까지 차례로 임금을 주어라.’

9 오후 다섯 시에 온 자들이 와서 각각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10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왔다. 그러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11 받고서 집주인에게 불평했다.

12 ‘이 나중 온 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우리와 똑같이 주셨습니다.’

13 집주인이 그들 중 한 명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는가?

14 당신 것을 가지고 가라. 나는 이 나중 온 자에게도 당신에게 준 것과 같이 주고 싶다.

15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 내가 너그럽게 대하기 때문에 당신이 악하게 눈을 뜨느냐?’

16 이처럼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것이다.”

이 비유는 경제적 공정성의 비유가 아니다. 하늘 나라를 인간의 공로와 보상 계산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도전이다. 이스라엘(먼저 부름받은 자)과 이방인(나중에 부름받은 자), 또는 오래된 제자와 새 제자 사이의 관계로 읽는 것이 전통적 해석이다. 집주인의 관대함이 불공정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이 비유의 요점이다.





세 번째 수난 예고

17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18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19 그리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나아와 절하며 무언가를 구했다.

21 “무엇을 원하느냐?”

“제 두 아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도록 명해 주십시오.”

22 예수가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23 “내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24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개했다.

25 예수가 그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26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27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주러 왔다.”





여리고의 두 맹인

29 그들이 여리고(Jericho · ㉸ 예리코)를 나갈 때에 큰 무리가 그를 따랐다.

30 보라, 길 가에 앉아 있던 맹인 둘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것을 듣고 소리질렀다.

“다윗의 자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1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

“다윗의 자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32 예수가 멈추어 그들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3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34 예수가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눈이 열렸다. 그들이 그를 따랐다.




마태복음 21장 —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고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감람산(Mount of Olives · ㉸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Bethphage · ㉸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가 두 제자를 보내시며

2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즉시 나귀와 함께 매인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3 만약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하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4 이 일이 된 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 함이었다.

5 “시온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신다. 겸손하여 나귀, 즉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서.”

6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7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위에 자기들의 옷을 얹으니 예수가 그 위에 타셨다.

8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베어 길에 깔았다.

9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Hosanna),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다! 호산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사 나(הוֹשִׁיעָה נָּא)’에서 왔다.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간청이다. 시편 118:25의 호소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의 외침으로 변했다. “구원하소서”가 “구원하신 이를 찬양합니다”가 된 것이다.

스가랴 9:9의 인용이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는 왕 — 전쟁 말이 아닌 평화의 짐승.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기대는 군사적 해방자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예수의 입성 방식은 그 기대를 거부하는 행위다.

10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떠들며 말했다.

“이 이가 누구냐?”

11 무리가 말했다.

“이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성전 정화

12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13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사야 56:7과 예레미야 7:11의 결합이다. 성전 뜰에서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이 제물용 짐승과 성전세 납부용 화폐를 바꿀 수 있었다. 이 자체는 합법적 필요였다. 예수의 분노가 향한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 사기적 환전 관행인지, 성전 뜰의 상업화 자체인지 — 본문에서 명확히 분리하기 어렵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예수 사역의 시작에 놓지만, 공관복음은 마지막 주간에 놓는다.

14 성전에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가 행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분개했다.

16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17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Bethany · ㉸ 베타니아)로 가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다.





무화과나무

18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시다가 배고프셨다.

19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는 네게서 열매가 나지 않으리라.”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20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 그리 즉시 말랐습니까?”

21 예수가 대답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한 것을 할 뿐 아니라 이 산에게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될 것이다.

22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권위에 대한 질문

23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물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이 권위를 주었습니까?”

24 예수가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것이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는지 말하겠다.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 “만약 ’하늘에서’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26 만약 ’사람에게서’라 하면 무리가 두렵다.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27 그들이 대답했다. “모릅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두 아들 비유

28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첫째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29 ‘싫습니다.’ 대답했다. 그러나 그 뒤에 뉘우치고 갔다.

30 둘째에게도 같이 말하니 ’가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대답했으나 가지 않았다.

31 이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첫째입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서도 나중에 뉘우쳐 그를 믿지 않았다.”





포도원 농부 비유

33 “다른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지로 떠났다.

34 열매 철이 되어 자기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35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36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다. 그들에게도 같이 했다.

37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38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했다. ‘이가 상속자다.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39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다.

40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들이 말했다. “그 악한 자들을 악하게 멸할 것이고, 제 때에 열매를 줄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로 줄 것입니다.”

42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줄 것이다.

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부수어 흩을 것이다.”

45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자기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46 그들이 그를 잡으려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했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혼인 잔치 비유

1 예수가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 “하늘 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

3 왕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을 부르러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오려 하지 않았다.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가 잔치를 준비하였다. 소와 살진 짐승들을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혼인 잔치에 오라.’

5 그들이 무시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갔다.

6 나머지는 그의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7 왕이 분노하여 그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다.

8 그리고 종들에게 말했다.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합당하지 않다.

9 그러므로 사거리들로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라.’

10 종들이 거리로 나가 좋은 자나 나쁜 자나 모두 모았다.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 찼다.

11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거기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았다.

12 ‘친구여, 어떻게 혼인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13 왕이 사환들에게 말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14 부름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세금 문제

15 그 때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그의 말을 트집잡을지 의논했다.

16 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Herodians · ㉸ 헤로데파)과 함께 그에게 보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심을 압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이사(Caesar · ㉸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아닙니까?”

18 예수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에 사용하는 동전을 내게 보여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20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22 그들이 이것을 듣고 놀라서 그를 떠나갔다.

이 대답은 교묘한 함정을 피한다.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로마 협력자로 보이고, “내면 안 된다”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자가 된다. 예수의 대답은 경계를 긋는다 —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 그런데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 이 질문은 답하지 않는다. 창세기 1:27을 아는 청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들었을 것이다.





부활 논쟁

23 같은 날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에게 물었다.

24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누군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제에게 자녀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25 우리 중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자녀가 없어 그 아내를 형제에게 남겨두었습니다.

26 둘째, 셋째도 그와 같이 일곱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27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 그렇다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모두 그녀를 취했으니까요.”

29 예수가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렸다.

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31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33 무리가 이것을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가장 큰 계명

34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침묵시키셨다는 것을 듣고 함께 모였다.

35 그들 중에 한 율법 교사가 그를 시험하여 물었다.

36 “선생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37 예수가 말씀하셨다.

“‘네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9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40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달려 있다.”

신명기 6:5와 레위기 19:18의 결합이다. 신명기의 첫 계명은 “쉐마 이스라엘” — 이스라엘의 기도이자 신앙 고백의 핵심이다. 이 두 계명을 결합한 것은 당시 일부 랍비들도 비슷하게 했다. 예수의 독창성은 이 결합과 “온 율법이 이것에 달려 있다”는 선언이다.





다윗의 주

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42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43 “그렇다면 다윗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44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45 그렇다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46 아무도 그에게 한 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날부터 아무도 다시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 — 일곱 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1 그 때에 예수가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3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마라. 그들은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4 그들은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올려놓는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것을 손가락 하나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5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 경문갑들을 넓게 만들고 옷 술들을 길게 늘인다.

6 잔치에서 윗자리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며,

7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고 너희는 다 형제다.

9 땅에서 아무도 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이다.

10 지도자라 불리지도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다.

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12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일곱 화

13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 나라를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되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16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다.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의무가 있다’고 한다.

17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 또 말하기를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위의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의무가 있다’고 한다.

19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1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2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23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 정의와 긍휼과 믿음 — 은 버렸다. 이것들을 했어야 하고, 저것들도 등한히 하지 말았어야 했다.

24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25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다. 너희가 잔과 그릇의 겉면은 깨끗하게 하나, 그 안은 강탈과 방종으로 가득하다.

26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의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27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28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29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다.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들을 단장한다.

30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같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한다.

31 이로써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32 너희 조상들이 채워간 양을 너희도 채워라.

33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휘포크리타이 — ὑποκριταί). 원래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 가면을 쓴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자를 뜻하는 말로 발전했다. “일곱 화”는 마태복음에서 가장 날카로운 언어다. 이 강렬함을 이해하려면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 마태의 공동체가 바리새파 유대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맥락이 필요하다.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34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낸다. 너희는 그들 중 일부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일부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박해할 것이다.

35 이는 의인 아벨(Abel)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려 함이다.

36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할 것이다.”

37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38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3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다’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 끝의 시작


성전 붕괴 예언

1 예수가 성전에서 나와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에게 나아왔다.

2 예수가 대답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보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헤롯 대왕이 기원전 20년경부터 대대적으로 재건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 하나였다. 요세푸스는 그 장려함을 상세히 기술했다. 이 예언은 기원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성전을 불태울 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마태복음이 AD 70-9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면,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알고 쓰인 것일 수 있다.

3 예수가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나아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전의 신호들

4 예수가 대답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6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7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8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9 그 때에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11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12 불법이 성해지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14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끝이 올 것이다.”





큰 환난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

16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 안의 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18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19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다.

20 너희의 도망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21 그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것이.

22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면 아무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된 자들 때문에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23 그 때에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마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 있으면 선택된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큰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일 것이다.

25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26 그러므로 그들이 ’보라, 광야에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마라.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27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까지 보이듯이 인자의 임하심도 그와 같을 것이다.

28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인자의 임하심

29 “그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30 그 때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다. 그 때에 땅의 모든 민족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들이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들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자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의 교훈

32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날 때에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다.

33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아라.

34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35 하늘과 땅은 지나가겠으나 내 말들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 이 구절은 해석이 크게 갈린다. 문자적으로 보면 AD 70년 성전 파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장의 환난이 AD 70년과 종말의 사건들을 겹쳐서 말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마태가 두 지평을 의도적으로 포개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 날과 그 시각

36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37 노아의 날들처럼 인자의 임하심도 그와 같을 것이다.

38 홍수 전날들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39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휩쓸어 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하심도 그와 같을 것이다.

40 그 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가지고 하나는 남겨진다.

41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데려가지고 하나는 남겨진다.

42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3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에 올 것을 알았더라면 깨어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44 이런 이유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오기 때문이다.”





충실한 종

45 “그렇다면 때를 따라 그 집 하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줄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46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되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7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48 그러나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속에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다’고 하면서

49 그 동료 종들을 치고 술꾼들과 먹고 마시기 시작하면,

50 그 종의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올 것이다.

51 그를 엄히 처벌하고 외식하는 자들과 함께 둘 것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 양과 염소


열 처녀 비유

1 “그 때에 하늘 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만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2 그 중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3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따로 가져가지 않았다.

4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들에 기름을 가져갔다.

5 신랑이 늦어지자 그들이 다 졸며 잠들었다.

6 밤중에 ’보라, 신랑이다! 나가서 맞이하라!’는 소리가 났다.

7 그 때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불을 손질했다.

8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주십시오.’

9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했다. ‘우리와 너희 모두에게 부족할 수도 있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것을 사라.’

10 그들이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11 나중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12 그가 대답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13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비유의 핵심 질문은 “기름이 무엇인가”다. 행위(선행), 믿음, 성령의 선물 등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눌 수 없다는 것 — 기름은 공유가 불가능하다. 내면의 준비는 타인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비유는 “지금 준비하라”는 경고다.





달란트 비유

14 “또 하늘 나라는 타국에 떠나는 한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15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16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17 마찬가지로 두 달란트 받은 자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18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숨겼다.

19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했다.

20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다섯 달란트를 더 가져왔다. ‘주인님,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1 주인이 말했다. ‘잘 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22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3 주인이 말했다. ‘잘 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24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당신이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엄한 분임을 알고 두려워하여

25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26 주인이 대답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자인 줄 알았느냐?

27 그러면 내 돈을 은행에 넣었어야 했다.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받았을 것이다.

28 그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져 풍족하게 될 것이다. 가지지 못한 자에게서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30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달란트(talent)”는 원래 화폐 단위였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 약 20년 치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가 재능·능력이라는 뜻으로 영어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이 본문의 영향이다. 비유의 핵심은 받은 것을 사용하는 충성함이다. 땅에 묻는 것은 안전한 보관이 아니라 사용의 거부다.





양과 염소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일 것이다. 그가 목자가 양을 염소에서 분리하는 것처럼 그들을 서로 분리할 것이다.

33 양들을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을 왼편에 둘 것이다.

34 그 때에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이어받아라.

35 내가 배고팠는데 너희가 먹게 하였다. 내가 목말랐는데 너희가 마시게 하였다. 내가 나그네였는데 너희가 영접하였다.

36 내가 헐벗었는데 너희가 입혔다. 내가 병들었는데 너희가 돌보았다.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너희가 내게 왔다.’

37 그 때에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게 했습니까?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38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39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주께 갔습니까?’

40 왕이 대답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가장 작은 형제들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41 그 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가라.

42 내가 배고팠는데 너희가 먹게 하지 않았다. 내가 목말랐는데 마시게 하지 않았다.

43 내가 나그네였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는데 입히지 않았다. 병들고 감옥에 있었는데 나를 돌보지 않았다.’

44 그들도 대답할 것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45 그 때에 왕이 대답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장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46 이들은 영원한 형벌로,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다.”

이 심판의 기준은 놀라운다. 선언된 신앙이나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가장 작은 자들을 대하는 방식이다. 더 놀라운 것은 양편 모두 “언제요?”라고 묻는다는 점이다. 의인들은 자기가 왕을 섬겼다는 것을 몰랐다. 불의한 자들도 왕을 외면했다는 것을 몰랐다. 의식적 의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드러난다.




마태복음 26장 — 겟세마네


모의와 기름 부음

1 예수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틀 후가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질 것이다.”

3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Caiaphas · ㉸ 카야파)라 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

4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함께 모의했다.

5 그러나 말하기를 “명절에는 안 된다. 백성 중에 소동이 날까 두렵다”고 했다.

6 예수가 베다니 시몬(Simon)의 나병환자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와 식사하시는 그의 머리에 부었다.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말했다.

“무엇을 위해 이 낭비냐?

9 이것을 비싸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는데.”

10 예수가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다.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12 이 여인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 한 것이다.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그녀를 기억하여 말해질 것이다.”





가룟 유다의 배반

14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Judas Iscariot · ㉸ 유다 이스카리옷)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15 물었다.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은 삼십 개를 달아 주었다.

16 그 때부터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은 삼십 개는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었다(출애굽기 21:32). 스가랴 11:12-13에서 목자가 받은 삯이기도 하다. 마태는 27:9-10에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성취한다고 인용한다(실제로는 스가랴 11장이다 — 마태의 인용 오류인지, 의도적 결합인지 오래된 논쟁이 있다).





최후 만찬

17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물었다.

“어디서 유월절 식사를 드실 준비를 할까요?”

18 예수가 말씀하셨다.

“성으로 아무개에게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라.”

19 제자들이 예수가 지시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20 저녁이 되어 예수가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21 그들이 먹을 때에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22 그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그에게 “주여, 저입니까?” 하고 물었다.

23 예수가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24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25 배반하는 유다가 대답했다.

“랍비여, 저입니까?”

“네가 말하였다.”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가 빵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가져다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신 뒤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28 이것은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2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이 포도나무 열매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30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갔다.

“언약의 피.” 출애굽기 24:8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뿌린 “언약의 피”를 반향한다. 그리고 예레미야 31:31-34의 새 언약이 여기서 성취된다. 빵을 “내 몸”으로, 잔을 “나의 피, 언약의 피”로 부르는 이 말씀이 마태 공동체의 성찬례(eucharist)의 기초가 되었다. 가톨릭은 실체 변화(transubstantiation), 개신교는 다양한 해석(상징, 영적 임재 등)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





베드로를 향한 예고

31 그 때에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33 베드로가 대답했다.

“비록 다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34 예수가 말씀하셨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5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겟세마네

36 그 때에 예수가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Gethsemane · ㉸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셨다. 슬퍼하시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38 그 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극도로 슬퍼 죽을 것 같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39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40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다.”

42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43 다시 오시니 그들이 또 자고 있었다.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다.

44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나아가 세 번째로 같은 말로 기도하셨다.

45 그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쉬느냐?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46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다.”





체포

47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온 큰 무리가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그와 함께 있었다.

48 배반하는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주기로 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그를 잡아라.”

49 즉시 예수께 나아가 말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50 예수가 말씀하셨다.

“친구여, 네가 무엇 하러 왔느냐?”

그 때에 그들이 와서 예수를 붙잡았다.

51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손을 뻗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랐다.

52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도로 그 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53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면 열두 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즉시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54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5 그 때에 예수가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는 것처럼 칼들과 몽둥이들을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56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들이 이루어지려 함이다.”

그 때에 제자들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했다.





공의회 앞에서

57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거기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58 베드로가 멀찍이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와서 들어가 결말을 보려고 하인들과 함께 앉았다.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60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나중에 둘이 나아와

61 말했다.

“이 자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62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는 것이 무엇이냐?”

63 예수가 침묵하셨다.

대제사장이 그에게 말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64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다음에 너희는 인자가 능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들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65 그 때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더이상 증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독을 들었다.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67 그 때에 그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 어떤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68 말했다.

“그리스도여,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부인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었다. 한 여종이 나아와 말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71 그가 문 쪽으로 나갔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자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 베드로가 맹세하며 다시 부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73 잠시 후에 거기 서 있던 자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말했다.

“진실로 너도 그들 중의 하나다. 네 말씨가 너를 드러낸다.”

74 그 때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즉시 닭이 울었다.

75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심히 울었다.




마태복음 27장 — 골고다


빌라도 앞에서

1 새벽이 되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2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Pilate)에게 넘겨주었다.

3 그 때에 배반한 유다가 예수가 사형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은 삼십 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4 말했다.

“내가 무죄한 피를 넘겨주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당할 일이다.”

5 유다가 은화를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6 대제사장들이 은화를 거두어 말했다.

“피 값이므로 성전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7 의논한 뒤에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Potter’s Field · ㉸ 옹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

8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날까지 피 밭(Field of Blood · ㉸ 피밭)이라 한다.

9 이로써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값 매겨진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 매긴 자의 값 삼십 개를 받아 10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다.”

마태는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 인용은 스가랴 11:12-13을 가리킨다. 예레미야 19:1-13에서 토기장이의 밭이 등장하는 것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귀속 오류는 마태복음 사본 전통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마태가 의도적으로 두 본문을 결합했다는 해석도 있다.



11 예수가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말씀하셨다.

“네가 말하고 있다.”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할 때에 예수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13 빌라도가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너를 얼마나 많이 고발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14 예수가 어떤 말도 그에게 하지 않으셨다. 총독이 심히 이상하게 여겼다.

15 명절에는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다.

16 그 때에 바라바(Barabbas · ㉸ 바라빠)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17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누구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18 이는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19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그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서 그로 인해 많이 괴로웠습니다.”

20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를 죽이게 했다.

21 총독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둘 중에 어느 자를 내가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입니다.”

22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23 빌라도가 말했다.

“어찌함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 크게 소리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24 빌라도가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할 일이다.”

25 백성이 다 대답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

26 빌라도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다.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라”(25절)는 역사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주의의 근거로 악용되어 왔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있다. 본문은 특정 군중의 말이지, 유대 민족 전체에 대한 저주가 아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중세 이후 유대인 박해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조롱과 십자가의 길

27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를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다.

28 그의 옷을 벗기고 붉은 겉옷을 입혔다.

29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30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

31 그를 조롱한 뒤에 겉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다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32 나가다가 구레네(Cyrene · ㉸ 키레네) 사람 시몬(Simon)이라는 이를 만났다. 그들이 그를 강제로 징발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골고다

33 골고다(Golgotha · ㉸ 골고타)라 하는 곳 — 해골의 땅이라는 뜻이다 — 에 이르러

34 쓸개 탄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마시고 나서 맛보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35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아 가졌다.

36 거기 앉아 그를 지켰다.

37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죄목을 적어 붙였다.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38 그 때에 강도 둘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3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를 모독했다.

40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했다.

42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43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약 그가 기뻐하신다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였으니.”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식으로 그를 욕했다.





운명하시다

45 낮 열두 시부터 오후 세 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다.

46 오후 세 시쯤에 예수가 큰 소리로 외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Eli, Eli, lema sabachthani).”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47 거기 서 있는 자들 중 일부가 듣고 말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48 즉시 그들 중 하나가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 끝에 달아서 그에게 마시게 했다.

49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다.

“그냥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지 보자.”

50 예수가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51 그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52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살아났다.

53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의 부활 뒤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54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 시편 22:1의 첫 줄이다.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에게 울부짖다가 결국 구원으로 끝나는 시편이다. 예수가 이 시편을 암송한 것인지, 그 첫 줄이 전체 시편을 가리키는 것인지 —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버려진 경험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성전 휘장 —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진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잠자던 성도들의 부활 이야기(52-53절)는 마태복음에만 있으며, 역사적 사건인지 신학적 표현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장례

55 거기서 멀리서 보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섬기며 따라온 자들이었다.

56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ene · ㉸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James)와 요셉(Joseph)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57 저녁이 되어 아리마대(Arimathea · ㉸ 아리마태아)의 요셉(Joseph)이라는 부자가 왔다.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58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했다.

59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60 자기를 위해 바위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었다.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막고 갔다.

6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다.





무덤을 봉인하다

62 이튿날, 즉 준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모여

63 말했다.

“주여, 그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후에 살아나겠다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64 사흘까지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명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가고 백성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속임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65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경비병을 데려다 써라. 아는 대로 굳게 지켜라.”

66 그들이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굳게 지켰다.




마태복음 28장 — 부활, 그리고 대위임


빈 무덤

1 안식일이 끝나고 주간의 첫날이 밝아올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왔다.

2 보라, 큰 지진이 있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와서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다.

3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다.

4 경비병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고 죽은 사람들같이 되었다.

5 천사가 여인들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것을 내가 안다.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하라. 너희가 거기서 그를 볼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

8 그들이 두렵고도 크게 기뻐하며 빨리 무덤을 떠나 그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렸다.

9 보라, 예수가 그들을 만나 말씀하셨다.

“평안하냐?”

그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절했다.

10 그 때에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경비병들의 보고

11 그들이 갈 때에 경비병들 중 몇이 성으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상당한 돈을 주어

13 말했다.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14 만약 이 일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하지 않게 할 것이다.”

15 군사들이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이 말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늘날까지 퍼져있다.





대위임

16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가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17 그를 보고 절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18 예수가 나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20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모든 민족들(판타 타 에트네 — πάντα τὰ ἔθνη).” 1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족보로 시작한 복음서가 28장에서 모든 민족에 대한 위임으로 끝난다. “이스라엘에게만 보냄받았다”고 하신 분(15:24)이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신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방향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18절) — 삼위일체 공식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다. 신약에서 이 세 이름이 함께 세례의 형식으로 등장하는 첫 사례다. 3장의 세례 장면에서 세 위격이 동시에 나타났던 것이 이제 명시적 공식이 된다. “이름”이 단수인 것에 주목한다 — 세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 마태복음은 1장에서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로 시작했다. 28장의 마지막 문장이 그 주제를 완성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족보에서 약속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확인되고, 세상 끝까지의 약속으로 봉인된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대위임과 역사 —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후 2천 년 기독교 선교의 핵심 근거 본문이 되었다. 이 명령은 역사적으로 자발적 전도에서 강압적 식민지 선교까지 광범위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집행되었다. 본문 자체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와 “함께 있다”는 두 동반 약속 사이에 놓인다.


[image: 마가복음 표지]








마가복음

가장 짧고 빠른 복음 — ’곧’의 연속.




마가복음 조망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가장 빠른 복음서다. ‘곧’(에위테우스)이 41회 등장. 베드로의 회상을 마가가 받아쓴 것으로 전승. 메시아 비밀 모티프 — 예수가 자기 정체를 종종 숨기심.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8장) 이후 십자가로 직진.


1부 · 갈릴리 사역 (1~8장)

세례·기적·비유·제자



2부 · 예루살렘으로 (9~16장)

수난 예고·변화산·고난




마가복음 1장 — 에위테우스: 곧 곧 곧


광야에서 부르짖는 자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2 선지자 이사야(Isaiah)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첩경을 곧게 하라.’”

마가는 도입부에서 선지자를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말라기 3:1과 이사야 40:3을 엮었다. 광야 — 빈 곳, 소리가 사라지는 곳. 거기서 메시지가 시작된다.

4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 · ㉸ 세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다.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5 온 유대(Judea) 지방과 예루살렘(Jerusalem)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아왔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단(Jordan)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었다.

낙타털 옷, 가죽 띠 — 열왕기하 1:8에서 엘리야의 모습과 같다. 마가는 독자에게 암시를 던진다. 요한이 엘리야인가. 말라기가 예언한 다시 오는 엘리야인가.

7 그가 선포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9 그 무렵 예수가 갈릴리(Galilee) 나사렛(Nazareth)으로부터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10 물에서 올라오실 때 곧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곧(εὐθύς, 에위테우스)’ — 마가의 첫 번째 ’곧’이 여기 나온다. 이 단어는 마가복음 전체에 41번 등장한다. 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 마가는 멈추지 않는다.

11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광야 시험

12 성령이 곧 그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 그가 광야에서 사십 일을 있으면서 사탄(Satan)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마가의 광야 시험 기록은 단 두 절이다. 마태(4:1-11)와 누가(4:1-13)가 세 가지 구체적 시험을 상세히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광야, 사탄, 들짐승, 천사 — 네 단어로 끝낸다. 독자가 채워 넣어야 한다.





갈릴리 사역 시작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πεπλήρωται, 페플레로타이)’ — 완료형이다. 이미 채워졌다, 지금 이 순간 가득 찼다는 뜻이다. 마가의 첫 번째 예수 선포는 선언이다. 초청이 아니라 선포.





첫 제자들

16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Simon)과 그의 형제 안드레(Andrew · ㉸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8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Zebedee)의 아들 야고보(James)와 그의 형제 요한(John)을 보셨다.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20 곧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삯꾼들과 배에 남겨두고 그를 따라갔다.

‘곧’ — 에위테우스가 다시 나온다. 마가는 주저함을 서술하지 않는다.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났다. 마가에서 제자도는 지체하지 않는다.





가버나움 회당

21 그들이 가버나움(Capernaum · ㉸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22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율법학자들처럼 가르치지 않고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인용의 방식이었다. “랍비 아무개가 말하기를…”. 예수는 인용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권위로 말했다. 그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3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가 소리를 질렀다.

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25 예수께서 꾸짖으셨다.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27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복종하는구나.”

28 그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시몬의 장모

29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30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사람들이 곧 그녀를 예수께 말씀드렸다.

31 예수께서 나아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녀가 그들을 수종들었다.





저녁의 기적

32 저녁이 되고 해가 질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33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34 예수께서 다양한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 이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아 비밀’ 모티프의 첫 등장이다. 학자 빌헬름 브레데(Wilhelm Wrede, 1901)가 이 패턴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게 막는다. 왜 그랬는지 —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른 아침의 기도

35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시어 거기서 기도하셨다.

36 시몬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를 찾아갔다.

37 그를 발견하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39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40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께서 가엾게 여기시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라.”

42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졌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 — 유대 정결법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였다. 그를 만지는 것은 자신도 부정해지는 일이었다. 예수는 손을 내밀었다.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 손이 뻗었다고 적는다.

43 엄히 경고하시며 곧 내보내시면서,

44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예물로 드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45 그러나 그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선포하고 퍼뜨려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실 수 없었다. 그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럼에도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왔다.

다음 장 — 예수가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온다.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 그리고 논쟁이 시작된다.




마가복음 2장 — 새 포도주


지붕을 뚫다

1 며칠 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났다.

2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문 앞까지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3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사람이 그를 메고 왔다.

4 사람이 많아 예수께 나아갈 수 없자 그가 있는 곳의 지붕을 뜯어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 내렸다.

팔레스타인의 일반 가옥 지붕은 나무 대들보 위에 갈대와 진흙을 얹어 만들었다. 파내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 머리 위에서 흙과 갈대가 쏟아졌을 것이다.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6 그 자리에 율법학자 몇이 앉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8 예수께서 그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즉시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느냐?”

9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10 “그러나 인자(人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한다.”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11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12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곧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인자(Son of Man, 사람의 아들)’ —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자신을 가리키는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다. 다니엘 7:13의 ’인자 같은 이’에서 온 표현이다. 직접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다. 마가 특유의 메시아 비밀.





레위를 부르다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다 예수께 나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14 길을 가시다가 알패오(Alphaeus)의 아들 레위(Levi)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가 일어나 따랐다.

세관 — 세리는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유대인이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고 거기에 자기 몫을 붙였다.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 목록의 맨 앞자리였다. 예수가 그를 불렀다.

15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상을 받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따르는 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16 바리새인(Pharisee) 중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어째서 그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금식 논쟁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1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금식하리라.”

21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더 심하게 찢어진다.”

22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가 모두 버려진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 — 발효 중인 포도주는 팽창한다.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낡은 가죽 부대는 버틸 수 없다. 예수의 비유는 단순한 상식에서 출발해 날카로운 신학적 선언으로 끝난다. 새로운 것이 오고 있다. 낡은 틀이 그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안식일 논쟁

23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꺾기 시작했다.

24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보시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왜 합니까?”

25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윗이 굶주릴 때, 자기와 함께 있던 자들이 굶주릴 때 한 일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26 “어떻게 아비아달(Abiathar)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도 주었느냐?”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8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이삭 꺾기 —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허기진 사람들이 이삭을 꺾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신명기 23:25는 손으로 이삭을 꺾는 것을 허용한다. 문제는 안식일이었다. 꺾는 행위가 타작의 일종이라는 것이었다. 예수는 규칙의 목적을 물었다. 규칙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사람이 규칙을 위한 것인가.

다음 장 —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안식일 논쟁의 중심이 된다. 예수는 열두 명을 선택한다.




마가복음 3장 — 열둘


손 마른 사람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

2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 서라.”

4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했다.

5 예수께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었다. 손이 회복되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화를 낸 것이 명시된 드문 장면이다.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있다. 인간의 완고함이 예수를 화나게 하는 동시에 슬프게 했다.

6 바리새인들이 나가 곧 헤롯(Herod) 당파 사람들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모의했다.





바닷가의 군중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유대(Judea)와 예루살렘(Jerusalem), 이두매(Idumea), 요단(Jordan) 강 건너편, 두로(Tyre · ㉸ 티로)와 시돈(Sidon) 근처에서도 큰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왔다.

8 예수께서 무리에게 밀리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해 두라고 하셨다.

9 이는 많은 사람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이 있는 자들이 그를 만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10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볼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1 예수께서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다.





열두 제자 임명

13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아왔다.

14 열두 명을 세우셨다. 그들을 사도라 불렀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보내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을 주려 하셨다.

15 세우신 열둘은 이러하다.

16 시몬(Simon)에게는 베드로(Peter)라는 이름을 더 주셨다.

17 세베대(Zebedee)의 아들 야고보(James)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John) — 그들에게는 보아너게(Boanerges),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18 안드레(Andrew · ㉸ 안드레아), 빌립(Philip · ㉸ 필립보), 바돌로매(Bartholomew · ㉸ 바르톨로메오), 마태(Matthew · ㉸ 마태오), 도마(Thomas · ㉸ 토마스), 알패오(Alphaeus) 의 아들 야고보, 다대오(Thaddaeus · ㉸ 타대오), 가나나인 시몬(Simon the Zealot · ㉸ 열혈당원 시몬),

19 가룟 유다(Judas Iscariot · ㉸ 이스카리옷 유다) — 그는 예수를 넘겨준 자다.

열두 명 —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다. 새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는 행위로 읽힌다. 가룟 유다의 이름 뒤에 마가는 한 마디만 달았다. ‘넘겨준 자.’ 배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독자는 이미 안다.





바알세붑 논쟁

20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 그들이 밥도 먹을 수 없었다.

21 예수의 가족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왔다.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했기 때문이다.

22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다.

“그는 바알세붑(Beelzebul · ㉸ 바알즈불)에게 들렸다.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23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24 “나라가 자기 안에서 나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25 “집이 자기 안에서 나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26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나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27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결박한 뒤에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다.”

28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

29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

30 이는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성령 모독’ —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두려워한 구절 중 하나다.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지 불안해했다. 문맥을 보면, 마가는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것으로 돌리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명백한 빛을 어둠이라 부르는 완고한 거부. 그것이 왜 용서될 수 없는지 —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필요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 완고함은 그 인정 자체를 막기 때문이다.





참 가족

31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예수를 불러 달라고 사람을 보냈다.

32 무리가 예수 곁에 앉아 있다가 말했다.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찾습니다.”

3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누구냐?”

34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35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족을 거부한 것인가.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예수의 가족이 그를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해 데리러 온 것이 배경이다. 예수는 혈연 공동체보다 더 넓은 공동체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 그것이 새 기준이다.

다음 장 — 바닷가에서 비유가 시작된다.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왜 비유로 말하는가.




마가복음 4장 — 씨와 바람


씨 뿌리는 자 비유

1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바다 위의 배에 오르셔서 앉으셨다. 모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다.

2 예수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3 “들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4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5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났으나,”

6 “해가 돋으매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7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떨기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서 무성하여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의 결실을 하였다.”

9 그리고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10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 물었다.

1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그러나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된다.”

12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 구절은 독자를 불편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인가. 이사야 6:9-10을 인용한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이스라엘이 이미 돌아서 버린 완고함을 묘사하는 문학적 관용구로 읽는 해석이 있다. 비유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찾는 자를 더 깊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모르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15 “길가에 말씀이 뿌려진 자들이 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16 “돌밭에 뿌려진 자들이 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17 “뿌리가 없어 잠시 유지하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

18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 있다. 말씀을 들었으나,”

19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외 여러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20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이 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와 육십 배와 백 배의 결실을 한다.”





등불 비유

2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가져다가 됫박 아래나 침상 아래 두느냐?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22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23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24 “무엇을 듣는지 주의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을 것이다.”

25 “있는 자에게는 더 줄 것이요,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자라는 씨 비유

26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27 “그 사람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동안 씨가 싹이 나고 자란다. 그러나 어떻게 자라는지 그는 알지 못한다.”

28 “땅이 스스로 결실한다 —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가득한 곡식이다.”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마가복음에만 있다. 마태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땅이 ‘스스로(αὐτομάτη, 아우토마테)’ — 자동으로, 저절로 결실한다.





겨자씨 비유

30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어떤 비유로 표현할까?”

31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다.”

32 “그러나 심겨진 뒤에는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크게 되고, 큰 가지를 내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33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말씀을 전하셨다.

34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따로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풍랑 잠재움

35 그날 저녁,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36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예수를 배에 계신 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

37 큰 광풍이 일어났다. 파도가 배에 덮어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38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39 예수께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쳤고 아주 잔잔해졌다.

40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다.

“이가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배 고물의 베개 — 마가는 작은 세부 사항을 기록한다. 베개를 베고 자는 예수. 완전히 지친 사람의 모습이다. 갑작스러운 폭풍, 물이 차오르는 배, 공포에 질린 어부들 — 그리고 한 마디. “잠잠하라.” 제자들의 질문이 마가 전체의 질문이다. ‘이가 누구인가.’

다음 장 — 바다 건너편 거라사 땅.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




마가복음 5장 — 군대와 열두 해


거라사 광인

1 그들이 바다 건너 거라사(Gerasa · ㉸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3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아무도 쇠사슬로도 그를 묶을 수 없었다.

4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었으나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러뜨렸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5 그는 밤낮 항상 무덤 사이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6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

7 큰 소리로 외쳤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9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Legion · ㉸ 레지온)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10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레기온(Legion)’ — 로마 군단의 기본 단위다. 6,000명 규모.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로마 군대의 이름이 귀신의 이름이 된다. 단순한 우연인지, 마가의 의도적 선택인지 — 해석이 갈린다.

11 거기 산 기슭에 돼지 떼가 먹고 있었다.

12 귀신들이 간청했다.

“우리를 돼지들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13 예수께서 허락하셨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갔다. 약 이천 마리 되는 돼지 떼가 급경사를 내려 바다에 뛰어들어 바다에서 죽었다.

14 돼지를 치는 자들이 달아나 시내와 여러 마을에 전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다.

15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있었던 일을 직접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다.

16 사람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두려움 —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다.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천 마리의 돼지. 이 무서운 능력을 가진 자를 가까이 두는 것이 두려웠다.

17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자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18 허락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다.

19 “집으로,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네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전하라.”

20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Decapolis · ㉸ 데카폴리스) 지방에 전파했다. 사람들이 다 놀랐다.

데가볼리 — 이방 열 도시 지역. 예수가 이방 땅에서 자기 신원을 숨기지 않은 드문 경우다.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과 달리, 거라사 사람에게는 ’가서 전하라’고 했다.





야이로의 딸과 열두 해 혈루병 여인

21 예수께서 다시 배로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셨다.

22 회당장 중 야이로(Jairus)라 하는 사람이 왔다.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23 간청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24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따라가 밀었다.

25 십이 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다.

26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것을 다 써버렸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악해졌다.

27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에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28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다’ — 생각했기 때문이다.

29 곧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으로 느꼈다.

30 예수께서 그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즉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셨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31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무리가 이렇게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고 물으십니까?”

32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두루 살피셨다.

33 여인이 두렵고 떨며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다.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딸아’ — 예수가 낯선 여인을 딸이라 부른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 한 번이다. 유대 정결법에서 혈루병 여인은 부정했고, 그를 만지는 것도 부정했다. 여인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뒤에서 옷에만 손을 댔다. 예수는 그녀를 찾아 이름 대신 ’딸’이라 불렀다.

35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수고롭게 하십니까?”

36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7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38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시끄러움과 많이 울며 통곡함을 보셨다.

39 들어가셔서 말씀하셨다.

“왜 울며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40 사람들이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1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Talitha koum) —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42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 나이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43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엄히 말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달리다굼’ — 아람어다. 마가는 예수의 실제 언어를 기록한다. 가장 거칠고 가장 날 것인 목격자의 기억. 학자들이 마가를 ’베드로의 회상록’이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베드로가 현장에 있었다. 그 아람어 단어를 기억했다. 그것이 마가에 남았다.

열두 해와 열두 살 — 혈루병 여인의 열두 해와 야이로 딸의 열두 살.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숫자가 겹친다. 독자가 느끼게 한다.

다음 장 — 예수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거절당한다.




마가복음 6장 — 거절과 빵


고향에서 거절당하다

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고향에 오시니 제자들이 따랐다.

2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는가? 이 사람의 지혜가 무엇이며, 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무엇인가?”

3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야고보(James)와 요셉(Joseph)과 유다(Judas)와 시몬(Simon)의 형제가 아닌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가?”

예수를 배척했다.

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곳이 없느니라.”

5 거기서는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손을 얹어 고치실 뿐이었다.

6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마가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쓴다. 마태는 이것을 ’하려 하지 않으셨다’로 부드럽게 고친다(마 13:58). 마가는 날 것 그대로다. 불신이 능력을 막는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지 —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열두 제자 파송

7 열두 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한을 주시고 둘씩 둘씩 보내셨다.

8 명하시되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빵도, 주머니도, 전대의 돈도.

9 신발을 신되 옷은 두 벌 입지 말라고 하셨다.

10 또 말씀하셨다.

“어디서든지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11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거기서 떠날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12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세례 요한의 죽음

14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자 분봉왕 헤롯(Herod Antipas)이 들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작동한다”고 했다.

15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다”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다”라고 했다.

16 헤롯이 듣고 말했다.

“내가 목 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17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Philip)의 아내 헤로디아(Herodias)를 취한 것 때문에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묶었다.

18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9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

20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했다.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매우 당황하면서도 기꺼이 들었다.

21 마침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22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앉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다.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게 주겠다.”

24 그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무엇을 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거라.”

25 소녀가 곧 왕에게 들어가 간청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당장 쟁반에 담아 주기를 원합니다.”

26 왕이 심히 근심했다. 그러나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거절하기 싫었다.

27 왕이 즉시 시위병 하나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가 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28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가 그것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29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무덤에 두었다.

마가복음에서 유일한 예수가 부재한 이야기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 제자들이 파송된 시점에 삽입된다. 마가의 편집 기술 — ’샌드위치 구조’다. 파송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끼워진다. 선구자가 죽었다. 예수에게도 같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림자.





오천 명을 먹이다

30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했다.

3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밥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32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갔다.

33 그들이 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알아 모든 고을로부터 육지를 달려 그들보다 먼저 거기 이르렀다.

34 예수께서 나오시어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셨다. 많은 것을 가르치셨다.

35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말씀드렸다.

“여기는 빈 들이고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36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37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우리가 가서 이백 데나리온의 빵을 사다가 먹이리이까?”

38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다.

“다섯 개가 있고, 또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39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초록빛 풀밭 위에 무리무리 앉히라고 명하셨다.

40 사람들이 백씩 혹은 오십씩 앉았다.

41 예수께서 다섯 빵과 두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셨다.

42 다 먹고 배불렀다.

43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니 열두 바구니가 가득찼다.

44 빵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다.





물 위를 걸으시다

45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강권하여 배에 타게 하시고 먼저 건너편 벳새다(Bethsaida · ㉸ 벳사이다)로 가게 하셨다. 그동안 무리를 보내셨다.

46 무리와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47 저물었을 때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는 홀로 뭍에 계셨다.

48 제자들이 노를 젓다가 몹시 힘들어함을 보시고 — 바람이 그들에게 역풍이었다 — 밤 사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쳐 가려 하셨다.

49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했다. 소리를 질렀다.

50 모두가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즉시 그들과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51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52 그들이 빵 사건을 깨닫지 못하였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지나쳐 가려 하셨다’ — 기이한 표현이다. 왜 지나쳐 가려 했는가. 출애굽기 33:19, 33:22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 열왕기상 19:11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다. 신현(神顯)의 언어다. 마가는 독자가 그 울림을 듣기를 기대한다.

53 건너가 게네사렛(Gennesaret · ㉸ 겐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54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았다.

55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신다 하는 곳마다 침상에 누운 환자들을 데리고 왔다.

56 아무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 들어가실 때마다 병자들을 시장에 두고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손을 댄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다음 장 —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내려온다. 손 씻는 문제로 논쟁이 시작된다.




마가복음 7장 — 속에서 나오는 것


정결 논쟁

1 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온 일부 율법학자들이 예수 주위에 모였다.

2 제자들 중 몇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3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정성껏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4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에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그 외에도 잔과 단지와 놋그릇과 침상을 씻는 것을 지킨다.

5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대로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7 “‘사람의 규례를 교훈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8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9 또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10 “모세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11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야 할 것을 고르반(Corban)’,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한다.”

12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13 “이렇게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다.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고르반’ — 아람어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의미다.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으로 선언하면 그 재산을 부모 부양에 쓸 수 없게 된다. 겉으로는 경건한 서원이지만, 실제로는 부모 부양 의무를 피하는 구멍이 되었다. 예수는 그 위선을 정확히 겨냥한다.

14 무리를 다시 불러 말씀하셨다.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15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16 (듣는 자는 들어라.)

17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 물었다.

1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힐 수 없음을 모르느냐?”

19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한 것으로 선언하셨다.

20 또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음행, 도둑질, 살인,”

22 “간음, 탐욕, 악함, 속임수, 음란, 시기, 비방, 교만, 어리석음.”

23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수로보니게 여인

24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서 두로(Tyre · ㉸ 티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숨길 수 없었다.

25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곧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Syrophoenician · ㉸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으로 이방인이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했다.

2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다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28 그 여인이 대답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로 충분하다. 가거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 딸이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간 것을 보았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 중 하나다. 예수가 이방인 여인을 ’개’에 비유한다. 이 대화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예수가 처음부터 도울 의향이 있었고 여인을 시험한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에 대한 예수의 인식이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확장된 것인가.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얻었다.





청각장애인 치유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Sidon)을 지나고 데가볼리(Decapolis)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Galilee) 바다에 이르셨다.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손을 얹어 달라고 간청했다.

33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귓속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Ephphatha) — 열려라.”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힘이 곧 풀려 말을 제대로 했다.

36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명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많이 전파했다.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말했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행하였다. 귀 먹은 자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한다.”

‘에바다’ — 아람어다. 마가는 또 예수의 실제 말을 기록한다. 침을 뱉어 혀에 댄다. 손가락을 귓속에 넣는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지 않은 이 신체적 세부 사항들을 보존한다. 베드로의 기억이 그 장면의 질감을 붙잡은 것처럼.

다음 장 — 광야에서 또 빵.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8장 — 당신은 누구입니까


사천 명을 먹이다

1 그 무렵 다시 큰 무리가 있었다. 먹을 것이 없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2 “이 무리가 나와 함께 한 지 이미 사흘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가엾게 여긴다.”

3 “만일 이들을 굶겨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 중에는 먼 곳에서 온 자도 있다.”

4 제자들이 대답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빵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5 예수께서 물으셨다.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일곱 개입니다.”

6 무리를 땅에 앉히라고 명하시고 일곱 빵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7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다.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다.

8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거두니 일곱 광주리가 가득 찼다.

9 사람들이 약 사천 명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

오천 명 먹임(6장)과 사천 명 먹임. 반복처럼 보이지만 위치가 다르다. 오천 명은 유대인 지역에서. 사천 명은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빵의 기적이 유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마가의 편집.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다

10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Dalmanutha) 지방으로 가셨다.

11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와 논쟁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12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13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바리새인의 누룩

14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배에 빵 한 개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15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삼가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16 제자들이 서로 빵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의논했다.

17 예수께서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 빵이 없다고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해졌느냐?”

1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 “내가 다섯 빵을 오천 명에게 뗄 때에 몇 광주리 가득한 조각을 거두었느냐?”

“열두 광주리입니다.”

20 “일곱 빵을 사천 명에게 뗄 때에는 몇 광주리 가득한 조각을 거두었느냐?”

“일곱 광주리입니다.”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몰이해 — 마가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다. 제자들이 봤다. 두 번이나.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마가는 이것을 숨기지 않는다. 제자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기록한다. 독자는 그 자리에 앉아 같은 질문을 받는다. 너는 깨닫느냐.





벳새다의 맹인

22 벳새다(Bethsaida)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23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24 그가 올려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25 이에 다시 손을 그 눈에 얹으시니 그가 똑바로 보게 되어 모든 것을 환히 보게 되었다.

26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 안에는 들어가지 마라.”

두 단계로 일어난 치유 — 마가복음에서 유일한 경우다.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보이고, 다시 손을 얹자 완전히 보인다. 왜 두 단계인가.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은 이 치유가 8장 전체의 구조적 표지라고 본다. 제자들도 부분적으로 보기 시작하고(베드로의 고백), 완전히 보게 되는 것은 나중이다.





베드로의 고백

2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Caesarea Philippi · ㉸ 필립보의 카이사리아) 여러 마을들로 가셨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28 제자들이 대답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이도 있고,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29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30 예수께서 그것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가이사랴 빌립보 — 마가복음 구조의 분기점이다. 이 고백 전까지는 예수가 갈릴리에서 기적과 가르침을 행하는 부분이다. 이 고백 이후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 베드로는 맞췄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는 아직 모른다.





첫 번째 수난 예고

31 예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32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하기 시작했다.

33 예수께서 돌이키시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방금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즉시 ’사탄아’라는 꾸짖음을 받는다. 고백의 옳음과 이해의 얕음이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이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가는 이 아이러니를 그대로 보존한다.





제자의 길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5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7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38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음 장 — 산 위에서 옷이 빛나는 사건. 변화산. 그리고 내려오면 귀신 들린 아이가 기다린다.




마가복음 9장 — 내려오면


변화산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2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3 옷이 빛나고 땅 위의 어떤 표백제로도 그렇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되었다.

4 엘리야(Elijah)가 모세(Moses)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말씀을 나누었다.

5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을까요?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6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7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모세와 엘리야 — 율법과 예언서의 대표. 유대 전통에서 모세는 죽어서 모압 땅에 묻혔으나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른다(신명기 34:6).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 수레를 타고 올라갔다(열왕기하 2:11). 두 인물이 예수와 대화한다. 율법과 예언이 증언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 세례 때의 하늘 음성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 명의 제자가 듣는다.





산에서 내려오며

9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께서 명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10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물었다.

11 예수께 물었다.

“율법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찌 됩니까?”

1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맞다. 인자에 대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고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귀신 들린 아이

14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15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크게 놀라며 달려와 인사했다.

16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고 있느냐?”

17 무리 중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18 “귀신이 그를 잡으면 어디에서든지 메치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고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1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겠느냐? 그를 데리고 오라.”

20 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 곧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가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21 예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이 일이 언제부터였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2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라고 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24 아이 아버지가 곧 소리를 질렀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다. 믿음과 불신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믿음을 가진 척하지 않는다. 믿음 없음 자체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

25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귀먹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26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경련시키고 나갔다.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

27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났다.

28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물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





두 번째 수난 예고

30 그들이 떠나 갈릴리를 통과했다. 예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31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32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 묻기가 두려웠다.





누가 크냐

33 가버나움에 이르렀다.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엇을 논쟁하였느냐?”

34 제자들이 잠잠했다. 서로 누가 크냐를 논쟁했기 때문이다.

35 앉으시어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36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으시며 말씀하셨다.

37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으면 곧 나를 받는 것이요, 나를 받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받는 것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38 요한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므로 못 하게 막았습니다.”

3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나서 쉽게 나를 비방할 수 없다.”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41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가 반드시 상을 받으리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42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5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7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48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49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쳐지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옥(게헨나, γέεννα) — 히브리어 ’힌놈의 골짜기(게이 힌놈)’에서 온 말이다. 예루살렘 남쪽의 골짜기로, 과거 자녀 번제를 드리던 곳(열왕기하 23:10). 후기 유대교에서 최후의 심판과 형벌의 장소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었다.

다음 장 — 이혼 논쟁, 어린이 축복, 부자 청년, 그리고 세 번째 수난 예고.




마가복음 10장 — 길


이혼 논쟁

1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 유대(Judea) 지방과 요단(Jordan)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다시 무리가 모여왔다.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셨다.

2 바리새인들이 나아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였느냐?”

4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려도 된다고 허락하였습니다.”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이 계명을 기록해 준 것이다.”

6 “그러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사람이 그의 부모를 떠나서,”

8 “그 둘이 한 몸이 되리라. 그래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10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것에 대해 물었다.

1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는 그 아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도 간음이다.”

모세의 이혼 허락(신명기 24:1)을 예수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주어진 양보라고 해석한다. 창조의 원래 의도로 돌아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을 물었다. 예수는 그 율법이 생겨난 이유를 물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다

13 사람들이 예수께서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제자들이 이를 막았다.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1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16 그들을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하셨다.





부자 청년

17 예수께서 길을 떠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네가 계명들을 아나니 —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20 “선생님,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1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22 그 말씀에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슬퍼하며 떠났다.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 —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특정인을 사랑했다고 명시한 것은 이 한 번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돌아서서 떠났다. 이 아이러니를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23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24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셨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25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

26 제자들이 더욱 놀라 서로 말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7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낙타와 바늘귀 — 일부 학자들은 ’낙타(καμήλος, 카멜로스)’를 ’밧줄(κάμιλος, 카밀로스)’의 오기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은 ’낙타’다. 어느 쪽이든 의미는 같다 —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28 베드로가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재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오는 세대에 영생을 받으리라.”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세 번째 수난 예고

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께서 앞서 가셨다. 제자들이 놀랐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예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33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겠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으며,”

34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

35 세베대(Zebedee)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아와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37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38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39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으나,”

40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예비된 자들에게 돌아가리라.”

41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다.

42 예수께서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백성을 지배하고 고관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 너희도 알고 있다.”

43 “그러나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λύτρον, 뤼트론)’ —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값이다.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던 법적 용어다.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서술한 구절이다.





바디매오

46 그들이 여리고(Jericho · ㉸ 예리코)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매오(Timaeus)의 아들 맹인 바디매오(Bartimaeus · ㉸ 바르티매오)가 길 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

47 나사렛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 예수께서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불렀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50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왔다.

5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5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겉옷을 내버리고 — 바디매오에게 겉옷은 전 재산이자 잠자리였다. 버리고 뛰었다. 부자 청년은 많은 것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맹인 거지는 겉옷 하나를 버리고 달려왔다. 마가는 두 장면을 나란히 놓는다.

다음 장 — 예루살렘 입성. 나귀. 무화과나무. 성전.




마가복음 11장 — 예루살렘


예루살렘 입성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벳바게(Bethphage)와 베다니(Bethany · ㉸ 베타니아)에서 감람(Olive) 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2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탄 일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리라. 그것을 풀어 데리고 오라.”

3 “만일 누가 왜 이러느냐 하거든 ’주께서 이것이 필요하십니다. 곧 돌려보내겠습니다’라고 하라.”

4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5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말했다.

“나귀 새끼를 어찌하여 푸느냐?”

6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 그들이 허락했다.

7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어다 놓고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예수께서 타셨다.

8 많은 사람이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어떤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펐다.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질렀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10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복이 있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호산나(Hosanna)’ — 히브리어 ’호시아 나(הוֹשִׁיעָה נָּא)’에서 온 말이다. 원래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간청이다. 그러나 시편 118편의 순례 노래에서 환호의 표현으로 변했다.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를 기다리는 열망이 담긴 외침이었다.





무화과나무와 성전 정화

12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떠났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13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14 예수께서 그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네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들었다.

무화과 시즌이 아니었다 — 마가는 이것을 명시한다.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때였다. 그럼에도 저주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불합리하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장면이 성전 정화를 둘러싸는 샌드위치 구조로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고 본다. 겉으로는 무성하지만 열매 없는 나무.

15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기 시작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16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17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18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 그를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찾았다. 무리가 다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했다.

19 저녁에 예수와 제자들이 성밖으로 나갔다.





무화과나무의 결말

20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

21 베드로가 기억하고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22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권한으로

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나아왔다.

28 물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권한을 준 것이 누구냐?”

2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한 가지를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하겠다.”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 그들이 서로 논의하며 말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32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무리가 두렵다.”

33 그래서 예수께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질문으로 질문에 답한다 — 예수의 논쟁 방식이다. 그들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논쟁 자체를 무력화한다. 하지만 마가의 독자는 그 질문의 답을 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였다. 그리고 예수의 권한도 같은 곳에서 온다.

다음 장 — 포도원 농부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과부의 두 렙돈.




마가복음 12장 — 돌 위의 돌


포도원 농부 비유

1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

2 “열매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 하나를 보냈더니,”

3 “그들이 그를 잡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4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도 그들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능욕하였다.”

5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를 죽이고 그 외 많은 사람을 어떤 이는 때리고 어떤 이는 죽였다.”

6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했다.”

7 “그 농부들이 서로 말했다. ‘이 자는 상속자다. 가서 죽이자. 그러면 유산이 우리 것이 되겠다.’”

8 “이에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9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와서 멸할 것이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10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11 “‘이것은 주로부터 나온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12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무리가 두려워 그를 두고 떠났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비유는 이사야 5:1-7의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한다. 이사야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다. 마가에서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다. 대제사장들이 그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마가는 기록한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13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파 사람들을 보내 말로 함정에 빠뜨리게 했다.

14 그들이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5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가져다 내게 보여라.”

16 그들이 가져왔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17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이 예수를 놀랍게 여겼다.

이 대답은 빠져나가기인가, 선언인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 그 말의 무게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를 압도한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창세기 1:26. 마가는 명시하지 않는다. 독자가 읽는다.





부활 논쟁

18 사두개인(Sadducee · ㉸ 사두가이파)들이 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다. 예수께 물었다.

19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기를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형의 씨를 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맞이하여 죽으매 씨가 없었고,”

21 “둘째도, 셋째도 그 여자와 결혼했으나 마찬가지로,”

22 “일곱이 다 씨가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3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2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25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 떨기나무에 대한 대목을 읽어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Abraham)의 하나님이요, 이삭(Isaac)의 하나님이요, 야곱(Jacob)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다.”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





가장 큰 계명

28 율법학자 중 하나가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셨음을 알고 물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니 —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다.”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32 율법학자가 말씀드렸다.

“선생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되옵고,”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 후로는 아무도 더 물어보는 자가 없었다.





다윗의 주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직접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고 했다.”

37 “다윗 자신이 그를 주라 하였는데 그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그의 말씀을 기꺼이 들었다.





율법학자들과 과부

38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과,”

39 “회당의 윗자리, 잔치의 상석을 원하며,”

40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더욱 큰 심판을 받으리라.”

41 예수께서 연보 궤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연보 궤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었다.

42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Lepton) 두 개를 넣었다. 이것은 고드란트(Quadrans)다.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 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저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렙돈 — 당시 가장 작은 동전. 하루 일당의 128분의 1이었다. 과부는 그 두 개를 넣었다. 예수는 성전 건너편에서 지켜봤다. 율법학자들의 긴 기도와 과부의 두 동전. 마가는 두 장면을 이어붙인다.

다음 장 — 감람산에서 제자들의 질문. ‘이것들이 다 언제 될 일입니까.’




마가복음 13장 — 그날


성전이 무너지리라

1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말씀드렸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2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성전 — 기원전 20년경 헤롯 대왕이 대대적으로 확장했다. 흰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건물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장대한 건축물 중 하나였다.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는 그 돌 하나의 무게가 100톤에 달했다고 기록한다. 예수의 예언은 기원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Titus)에 의해 성취된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종말의 징조

3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물었다.

4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주의하라.”

6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7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겠으나 아직 끝이 아니다.”

8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적대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겠으며, 나로 인하여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되리라.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10 “또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11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네게 주시는 것을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12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겠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만들 것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큰 환난

14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 읽는 자는 깨달으라 —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15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며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 마라.”

16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17 “그 날에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18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

19 “그 날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있겠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줄이지 않으셨더라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이셨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 다니엘 9:27, 11:31, 12:11에 나오는 표현이다. 다니엘의 예언에서는 기원전 167년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운 사건을 가리켰다. 마가는 괄호를 열어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쓴다. 저자가 직접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례적인 구절이다.

21 “그때에 누가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22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23 “너희는 주의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인자의 오심

24 “그 날들의 환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 “그때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교훈

28 “무화과나무에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날 때에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29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3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1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그날을 아무도 모른다

32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33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4 “그것은 집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이 종들에게 각각 자기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35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 저녁에 오는지, 밤중에 오는지, 닭이 울 때 오는지, 아침에 오는지 —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36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볼까 주의하라.”

37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아들도 모른다’ — 기독교 신학에서 이 구절은 난제 중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만 아는 것을 모를 수 있는가. 마태복음(24:36)도 같은 표현을 기록한다. 초기 교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예수의 인성 측면에서의 앎의 한계라는 해석, 아들이 계시하도록 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해석 등.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가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한다.

다음 장 — 향유 기름부음, 최후 만찬, 겟세마네, 체포.




마가복음 14장 — 겟세마네


죽이기를 모의하다

1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틀 남았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여 꾀하고 있었다.

2 “백성이 소동할까 우리가 명절에는 말자.”





향유 기름부음

3 예수께서 베다니(Bethany · ㉸ 베타니아) 에서 문둥병자 시몬(Simon the Leper)의 집에서 상을 받으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Nard)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4 어떤 사람들이 분개하여 서로 말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5 “이 향유를 팔면 삼백 데나리온이 넘는데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여자를 꾸짖었다.

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 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원하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8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위해 미리 준비했다.”

9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마가는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12:3)은 그녀를 마리아로 밝힌다. 하지만 마가는 기억하지 않거나, 혹은 기억하더라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수는 온 천하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고,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다의 배반

10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Judas Iscariot)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찾았다.

11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는 좋은 기회를 찾았다.





유월절 준비

12 무교절의 첫날, 곧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13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라.”

14 “그가 들어가는 곳에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기를 ’선생님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냐 하신다’고 하라.”

15 “그러면 자리를 갖추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

16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했다.





최후 만찬

17 저녁이 되어 예수께서 열둘과 함께 가셨다.

18 상을 받고 잡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나와 함께 먹는 자 하나가 나를 팔리라.”

19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물었다.

“저는 아니지요?”

2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열둘 중 하나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21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23 또 잔을 가져다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마셨다.

2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2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26 찬미가를 부르고 감람산으로 나갔다.

유월절 식사 —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였다. 예수는 그 식사의 언어를 가져와 자신의 죽음으로 채웠다. 빵 — 내 몸. 잔 — 내 피, 언약의 피. 예레미야 31:31의 ’새 언약’이 울린다. 마가는 이 재해석의 신학적 무게를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 말들을 기록한다.





베드로의 부인 예고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29 베드로가 말씀드렸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1 베드로가 강하게 말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





겟세마네

32 그들이 겟세마네(Gethsemane · ㉸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33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심히 괴로워하고 슬퍼하시기 시작했다.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죽을 만큼 심히 슬프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35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될 수 있으면 그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36 기도하셨다.

“아바(Abba)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바(אַבָּא)’ — 아람어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호칭. ’아빠’와 같다. 예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 단어로 기도한다. 마가는 아람어를 보존한다. 그리고 그리스어 번역 ’아버지’를 바로 붙인다. 겟세마네 기도의 아람어 단어 하나가 천 마디 신학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37 돌아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38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39 다시 나아가 전에 하시던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40 돌아오니 또 그들이 자고 있었다.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다.

41 세 번째 오시어 말씀하셨다.

“자도록 남겨 두어라, 쉬어라. 그만하면 됐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리라.”

42 “일어나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체포

43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데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왔다.

44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45 유다가 와서 즉시 예수께 나아와 “선생님”이라 하고 입을 맞추었다.

46 그들이 손을 대어 예수를 붙잡았다.

47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48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49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잡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50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51 한 청년이 몸에 베 홑이불만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혔다.

52 홑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다.

알몸으로 도망친 청년 —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 두 절(51-52)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절 중 하나다. 이 청년은 누구인가. 전통적으로 마가 자신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마가가 자신의 작은 자화상을 작품 안에 숨겨놓았다는 것이다. 확인할 방법은 없다.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산헤드린 재판

53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였다.

54 베드로가 멀찍이 대제사장의 관정 뜰 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55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56 많은 사람이 거짓 증거를 했으나 그 증거들이 서로 맞지 않았다.

57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거짓 증거를 했다.

58 “우리가 그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59 그러나 이 증거도 서로 맞지 않았다.

60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대항하여 증언하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

61 예수께서 잠잠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다.

“네가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6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63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 “너희가 신성 모독 발언을 들었도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했다.

65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그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예언하라”고 말했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베드로의 부인

66 베드로가 아래 뜰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다.

67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자세히 보더니 말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68 부인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알지도 못하겠소.”

뜰 앞으로 나갔다. 닭이 울었다.

69 여종이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입니다.”

70 또 부인했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니 틀림없이 그들 중 하나입니다.”

71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72 닭이 두 번째 울었다.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베드로가 엎드려 울었다.

마가는 베드로의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 베드로는 예수와의 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닭 울음. 마가는 베드로에 대한 연민도, 변명도 덧붙이지 않는다. 베드로가 울었다 — 그것으로 끝이다. 파피아스가 마가는 베드로의 회상록이라고 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스스로 전했다는 뜻이다.

다음 장 — 빌라도, 골고다, 어둠, “엘로이 엘로이”.




마가복음 15장 — 엘로이 엘로이


빌라도 앞에

1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와 함께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어다가 빌라도(Pilate)에게 넘겨주었다.

2 빌라도가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3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4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지 보라.”

5 예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

이사야 53:7 —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마가는 인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의 기억이 그것을 불러낸다.





바라바

6 명절마다 빌라도가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했다.

7 바라바(Barabbas · ㉸ 바라빠)라는 자가 있었다.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지른 폭도들과 함께 갇혀 있었다.

8 무리가 올라가서 빌라도에게 늘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9 빌라도가 대답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10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1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했다.

12 빌라도가 다시 대답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13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4 빌라도가 말했다.

“어찌함이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5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조롱

16 군인들이 예수를 관정 안, 곧 브라이도리온(Praetorium) 으로 끌고 갔다. 온 부대를 불렀다.

17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

18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19 갈대로 머리를 계속 쳤다.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척했다.

20 조롱을 다 하고 자주색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입혔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골고다

21 마침 알렉산더(Alexander)와 루포(Rufus)의 아버지인 구레네(Cyrene · ㉸ 키레네) 사람 시몬(Simon)이 시골에서 오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22 예수를 골고다(Golgotha) 라는 곳으로 데려갔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해골 곳’이다.

23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않으셨다.

24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지되 누가 어떤 것을 가질까 하고 제비를 뽑았다.

25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제삼시였다.

26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27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28 (없음)

29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30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





어둠

33 제육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되었다.

제삼시(오전 9시) 십자가. 제육시(낮 12시) 어둠 시작. 제구시(오후 3시) 어둠 끝, 예수의 외침. 마가는 시각을 기록한다. 어둠은 세 시간이었다. 3월-4월의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다.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었다. 마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Eloi, Eloi, lema sabachthani).”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다.

시편 22:1의 첫 줄이다. 마가는 예수가 아람어로 부르짖었음을 기록한다. ‘엘로이(אֱלֹהִי)’ — 나의 하나님. 헤브라이어는 ’엘리(אֵלִי)’다. 마가는 예수의 실제 언어를 보존한다. 시편 22편은 고난받는 의인의 노래로, 포기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 구원의 확신으로 끝난다. 예수가 시편 전체를 알고 있었다면, 이 첫 줄은 시편 전체를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마가는 이 해석을 독자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 외침 자체를 그대로 보존한다.

35 곁에 서 있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듣고 말했다.

“보라, 그가 엘리야(Elijah)를 부른다.”

36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예수께 마시게 하고 말했다.

“잠깐 두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38 성소의 이마티온(휘장, katapetasma)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휘장 —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두꺼운 장막이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두께가 한 뼘(약 9센티미터)이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일 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장막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신학적 상징으로 읽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마가는 무너진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39 예수를 마주 서서 바라보던 백부장이 그가 이렇게 부르짖고 숨지심을 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 마가복음은 이 선언으로 시작된다(1:1).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같은 선언으로 절정에 이른다. 처음에는 세례 때 하늘의 소리가, 변화산에서 또 하늘의 소리가. 이제 이방인 군인이. 그 어떤 유대인 군중도, 제자들도 아닌 로마 군인이 먼저 고백한다. 마가의 아이러니.

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ene · ㉸ 마리아 막달레나)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Salome)가 있었다.

41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르며 수종들던 여자들이었다.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매장

42 이미 저녁이 되었고 그날은 준비일이었다.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43 아리마대(Arimathea · ㉸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Joseph)이 왔다. 그는 고귀한 공회 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가 담대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신을 요청했다.

44 빌라도가 그가 벌써 죽었는지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 되었는지 물었다.

45 백부장에게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두고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았다.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둔 곳을 보았다.

제자들은 없다. 갈릴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열두 명. 체포 때 다 도망쳤다. 무덤 앞에 선 것은 여자들이었다. 이름 없는 무리 속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수종들던 여자들이었다. 마가는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다음 장 — 안식일이 지나고 여자들이 무덤으로 온다. 돌이 굴려져 있다.




마가복음 16장 — 두려워하여


빈 무덤

1 안식일이 지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Salome)가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샀다.

2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갔다.

3 서로 말하기를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자가 누구인가?” 하였다.

4 돌아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

5 무덤에 들어가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6 그가 말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7 “이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그를 볼 것이다. 이것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다.’”

8 여자들이 나와 무덤에서 도망쳤다. 떨리고 놀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려웠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의 짧은 결말은 여기서 끝난다. 가장 오래된 사본인 시나이 사본(Codex Sinaiticus, 4세기)과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4세기)은 16:8에서 끝난다. ‘두려워하였음이라(ἐφοβοῦντο γάρ, 에포부운토 가르).’ —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단어다.

’γάρ(가르)’로 끝나는 것은 그리스어 문학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접속사로 문장이나 책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학자는 원래 결말이 소실되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학자들은 이 열린 결말이 의도적이라고 본다. 두려움과 침묵 — 독자에게 선택을 맡기는 마가의 마지막 방식.





긴 결말 — 후대 추가 (16:9-20)

아래 본문(9-20절)은 가장 오래된 사본에 없다. 에우세비우스(Eusebius, 4세기)와 히에로니무스(Jerome, 4-5세기)가 이 구절들이 자신들이 아는 대부분의 사본에 없다고 기록했다. 현재 학계 다수는 후대 기록자가 마가복음에 결말이 없는 것에 불안을 느껴 추가한 것으로 본다. 본문의 어휘와 문체도 마가복음 나머지 부분과 다르다. 이 사실을 밝히고 기록한다.

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10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이것을 알렸다.

11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않았다.

12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던 중 예수께서 다른 형체로 나타나셨다.

13 그들이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으나 이들도 믿지 않았다.

14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상에 앉았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앙과 마음의 완고함을 꾸짖으셨다. 살아난 자를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19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20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따르게 하셨다. 아멘.



마가복음의 끝 — 혹은 끝의 끝.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했다(1:1). 종결부가 없다면, 이야기는 열려 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다. 그 침묵 속에서 이야기는 계속 시작 중이다.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가. 어떻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왔는가. 마가는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독자가 그 물음 앞에 서게 한다.

마가의 유산 —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가장 거칠고, 가장 오래된 복음서다. 제자들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예수의 감정을 기록했다 — 분노, 탄식, 슬픔. 기적의 세부 사항을 신체적으로 묘사했다. ’에위테우스’라는 단어로 멈추지 않고 달렸다. 그리고 두려움과 침묵으로 끝냈다. 그 날 것의 기록이 2천 년을 살아남았다.


[image: 누가복음 표지]








누가복음

가장 긴 복음 — 의사 누가의 정밀한 기록.




누가복음 조망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복음서. 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 사가랴·시므온 노래, 베들레헴 마구간, 12세 예수의 성전 방문,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부자와 나사로, 엠마오 — 누가만 기록한 비유와 사건들이 가장 풍부.


1부 · 탄생과 시작 (1~4장)

두 잉태·마구간·세례·시험



2부 · 갈릴리 사역 (5~9장)

기적·비유·제자



3부 · 예루살렘 여정 (10~19장)

선한 사마리아인·탕자·부자



4부 · 수난과 부활 (20~24장)

최후 만찬·십자가·엠마오




누가복음 1장 — 두 잉태


데오빌로에게

1 여러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차례대로 기술하려 한 것이, 이미 이전에 있었으니,

2 이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였다.

3 그러므로 나 누가(Luke · ㉸ 루카)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가장 존귀한 데오빌로(Theophilos · ㉸ 테오필로스)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다.

4 이는 이미 들은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데오빌로(Θεόφιλος)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다. 실재하는 후원자였을 수도 있고, 복음서를 받아 읽는 모든 독자를 가리키는 이름일 수도 있다. “가장 존귀한”이라는 호칭은 로마 고위 관리에게 붙이는 표현이다(사도행전 23:26, 24:2, 26:25에서 로마 총독들에게 같은 표현이 쓰인다). 누가는 의사였으며(골로새서 4:14), 바울의 동료였다.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같은 데오빌로에게 헌정된 것으로 보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작품이었다.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

5 유대 왕 헤롯(Herod · ㉸ 헤로데) 때에 사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라 하는 제사장이 있었다. 그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자였다.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 이름이 엘리사벳(Elizabeth)이었다.

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7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둘이 이미 나이가 많았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 성경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사라, 리브가, 라헬, 한나가 모두 먼저 불임이었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들을 낳았다. 누가는 첫 장부터 이 패턴을 의식적으로 활성화한다.

8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반열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9 제사장 직무의 관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님의 성소(Temple)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

10 분향하는 시간에 모든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였다.

11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향단 오른쪽에 서 있었다.

12 사가랴가 이를 보고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13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기도가 들렸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John)이라 하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의 출생을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다.

15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리니, 포도주나 독한 것을 마시지 않으며,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며,

16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고,

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를 위하여 예비한 백성을 주께 세우리라.”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이까? 나는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19 천사가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Gabriel)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20 보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내 말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리라.”

21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겼다.

22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니, 사람들은 그가 성소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그가 그들에게 손짓만 하고 말을 못한 채로 있었다.

23 그 직무의 기간이 끝나매 집으로 돌아갔다.

24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다.

25 그가 말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이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26 여섯째 달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Galilee · ㉸ 갈릴래아) 지방의 나사렛(Nazareth · ㉸ 나자렛)이라 하는 동네로 보내셨다.

27 다윗의 집안 출신으로 요셉(Joseph)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보내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Mary)였다.

28 천사가 그에게 들어와 말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여 이 인사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였다.

30 천사가 말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31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Jesus)라 하라.

32 그가 크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말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한다 불리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다.

37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지 못할 것이 없다.”

38 마리아가 말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그를 떠나갔다.

마리아의 대답은 짧다. 묻지도, 항의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한 문장이 있을 뿐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것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말이다. 누가는 마리아를 “주의 여종”이라는 정체성으로 소개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함

39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 동네로 갔다. 유다(Judah) 지방의 한 동네에 이르러,

40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41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태 속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42 큰 소리로 불러 말했다.

“당신은 여성 가운데서 복받은 자요, 당신의 태 속의 아이도 복받은 자입니다.

43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 은혜가 어떻게 된 일인지요?

44 보십시오, 당신의 문안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태 속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는 복이 있도다.”





마그니피카트 — 마리아의 노래

46 마리아가 말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 그가 이 여종의 낮은 상태를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후로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입니다.

49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50 그의 긍휼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릅니다.

51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52 권력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셨고, 낮은 자들을 높이셨습니다.

53 주린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한 자들을 빈 손으로 보내셨습니다.

54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긍휼히 기억하심으로 하셨습니다.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라 하셨습니다.”

56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마그니피카트(Magnificat)는 라틴어 번역(불가타)의 첫 단어 “magnifi cat”(찬양한다)에서 온 이름이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얻은 뒤 부른 노래와 구조적·내용적으로 거의 같다. 두 노래 모두 사회적 역전을 선포한다 —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강한 자가 낮아진다. 누가복음 전체의 신학적 방향이 이 노래에 압축되어 있다.





세례 요한의 탄생

57 엘리사벳이 해산할 날이 찼다. 아들을 낳았다.

58 이웃들과 친족들이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다 함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59 여덟째 날에 아이를 할례하러 왔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려 하였다.

60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라 할 것입니다.”

61 사람들이 말했다. “네 친족 가운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62 그의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려 하는지 물었다.

63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썼다.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64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어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65 그 근처에 사는 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서 두루 이야기되었다.

66 듣는 사람이 다 이것을 마음에 두며 말했다.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계셨다.





베네딕투스 — 사가랴의 노래

67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여 말했다.

68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여,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속량하시며,

69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 우리 원수에게서 또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72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바라.

74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심이라.

76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불릴 것이다.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77 죄 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하리라.

78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80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서 지냈다.

베네딕투스(Benedictus)는 라틴어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이다. 사가랴는 아홉 달의 침묵 끝에 첫 말로 찬양을 쏟아낸다. 그 침묵이 어떤 준비였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단지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였다고 말할 뿐이다.




누가복음 2장 — 마구간의 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

1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Augustus · ㉸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가 호적하라 하는 조령을 내렸다.

2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Syria · ㉸ 시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3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4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Judea · ㉸ 유다)에 있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Bethlehem)으로 올라갔다.

5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6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

7 마리아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통이다. 누가의 독자들은 이 세부 사항을 들었을 때 무언가를 느꼈을 것이다. 제국의 인구조사로 움직이는 세계 한편에, 여관조차 찾지 못한 임산부가 있었다. 아구스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기가 뒤에 나온다. 권력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암시다.





목자들

8 그 지방에 목자들이 있어, 밤에 밖에서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9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였다.

10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매, 목자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았다.

17 보고 나서, 이 아기에 대하여 그들에게 일러진 말을 전하였다.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을 놀랍게 여겼다.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였다.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것과 같이 듣고 본 것을 다 찬양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은 고대 세계에서 낮게 여겨지는 직업이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고, 들에서 살며 의식적으로도 부정하다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천사들이 제사장이나 학자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방향이다 — 소식은 항상 가장 예상치 못한 자들에게 먼저 도달한다.





성전에서

21 여덟 날이 되어 아이를 할례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이는 태에 들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것이다.

22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차매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Jerusalem)에 올라갔다.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처음 난 남자는 주께 거룩하다 하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24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다.

산비둘기 두 마리 — 이것은 가장 낮은 등급의 속죄 제물이었다.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이들을 위한 규정이다(레위기 12:8). 마리아와 요셉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세부 사항이다.

25 예루살렘에 시므온(Simeon · ㉸ 시메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26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니,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했다.





눅 디미티스 — 시므온의 노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33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것들을 기이히 여겼다.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넘어짐과 일어섬을 위하여 세워졌으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35 또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리니, 이는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눅 디미티스(Nunc Dimittis)는 라틴어 번역의 첫 두 단어 “nunc dimittis”(이제 놓아 주시는도다)에서 왔다. 시므온은 자기 삶의 마지막 선물로 아이를 품에 안는다. 그리고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 말한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이방인 선교의 씨앗이다 — 사도행전이 완성할 방향.

36 또 아셀(Asher) 지파 바누엘(Phanuel)의 딸 안나(Anna)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는 매우 나이가 많아, 처녀일 때에 떠나 남편과 함께 일곱 해 살다가

37 과부가 되어 여든네 살이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

38 마침 이 시각에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였다.

39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 동네 나사렛에 이르렀다.

40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열두 살 예수

41 예수의 부모가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 예수가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

44 동행하는 무리 가운데 있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으나

55 찾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찾았다.

46 사흘 후에 그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것을 보았다.

47 듣는 자들이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어머니는 말했다.

“아이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가 말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50 그들은 그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다.

51 예수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이르러 부모에게 순종하였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되었다.

“내 아버지 집에” — 이것이 복음서에서 예수가 처음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미 다른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다. 열두 살 소년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불렀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다. 누가는 이 장면을 복음서 전체의 열쇠로 배치한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시작되고, 24장 부활까지 이어진다.




누가복음 3장 — 광야의 목소리


요한의 사역

1 디베료 가이사가 왕위에 오른 지 열다섯 해,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 · ㉸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고, 헤롯(Herod · ㉸ 헤로데)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Lysanias · ㉸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있을 때에,

2 대제사장 안나스(Annas · ㉸ 한나스)와 가야바(Caiaphas · ㉸ 카야파스)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 있는 사가랴(Zechariah · ㉸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3 요한이 요단강 주변의 온 지역에 다니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4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Isaiah)의 말씀 책에 쓰인 것과 같으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6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7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하는 말을 시작도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 무리가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11 요한이 대답하였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12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 요한이 말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 군인들도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15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으며,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16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17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8 또 여러 다른 권면들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요한이 감옥에 갇히다

19 하지만 분봉 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Herodias)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것으로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20 헤롯이 이 모든 것에 한 가지를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예수의 세례

21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장면에서 누가는 예수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기록한다.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세부 사항이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를 특별히 강조한다 — 세례 때, 광야에서, 제자를 부르기 전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는 누가복음에서 결정적 순간의 배경이다.





누가의 족보

23 예수가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에 나이가 약 삼십 세였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 여겼으니, 요셉은 헬리(Heli · ㉸ 엘리)의 아들이고,

24 헬리는 맛닷의 아들이요,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25 요셉은 맛다디아의 아들이요, 맛다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요,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이요, 에슬리는 낙개의 아들이요,

26 낙개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맛다디아의 아들이요, 맛다디아는 서머인의 아들이요, 서머인은 요섹의 아들이요, 요섹은 요다의 아들이요,

27 요다는 요아난의 아들이요, 요아난은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스룹바벨의 아들이요,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요,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28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앗디의 아들이요, 앗디는 고삼의 아들이요,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요,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이요,

29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요,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이요,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요, 요림은 맛닷의 아들이요, 맛닷은 레위의 아들이요,

30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요,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요, 요남은 엘리아김의 아들이요,

31 엘리아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멘나의 아들이요, 멘나는 맛다다의 아들이요, 맛다다는 나단(Nathan · ㉸ 나탄)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David)의 아들이요,

32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Boaz · ㉸ 보아즈)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라의 아들이요, 살라는 나손(Nahshon · ㉸ 나흐손)의 아들이요,

33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아니의 아들이요,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34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35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요, 스룩은 르우의 아들이요, 르우는 벨렉의 아들이요,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요, 에벨은 살라의 아들이요,

36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요,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이요,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레멕의 아들이요,

37 레멕은 므두셀라의 아들이요, 므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요,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이요,

38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는 다르다.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오고, 다윗 이후 솔로몬 라인을 따른다. 누가는 예수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며, 다윗 이후 나단 라인을 따른다. 학자들은 세 가지 해석을 제시한다. (1) 누가의 족보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의 혈통이다. (2) 두 족보는 각각 법적 계승과 생물학적 혈통을 추적한다. (3) 두 족보 모두 신학적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역사적 정확성보다 신학적 메시지가 목적이다. 누가의 족보가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 예수가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라 전 인류의 구주임을 암시한다.




누가복음 4장 — 오늘 이 글이 응하였느니라


광야의 시험

1 예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다니시며

2 사십 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날들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날들이 다하자 굶주리셨다.

3 마귀가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4 예수가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5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 주었다.

6 마귀가 말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7 그러므로 네가 만약 내 앞에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9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10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으며,

11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얼마 동안 예수를 떠났다.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는 세 번 다 신명기를 인용한다(신명기 8:3, 6:13, 6:16). 이스라엘이 광야 사십 년 동안 실패했던 것들 — 배고픔 앞에서,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 을 예수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통과한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마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다음 시험은 22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다.





나사렛 회당

14 예수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그 주변의 모든 곳에 퍼졌다.

15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16 예수가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으로 가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17 이사야 선지자의 책을 드리거늘, 책을 펼쳐 이렇게 기록한 곳을 찾으셨다.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20 책을 덮어 그것을 맡은 이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21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2 모두가 그에 대해 좋게 말하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들이 말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사야 61:1-2의 인용이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미니 선언문’이다. 예수가 자기 사역의 목적을 스스로 정의하는 장면이다. 네 대상이 제시된다 —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 누가복음 나머지 부분은 이 네 범주를 각각 실현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진다.

23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내게 대어 말하며,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Capernaum · ㉸ 카파르나움)에서 행한 것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겠지?

2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25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삼 년 육 개월간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Sidon) 땅의 사렙다(Zarephath · ㉸ 사렙타)에 있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27 또 선지자 엘리사(Elisha)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수리아(Syria · ㉸ 시리아) 사람 나아만(Naaman)만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28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29 일어나 동네 밖으로 내몰고, 동네가 세워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내치려 하였다.

30 그러나 예수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 가셨다.





가버나움

31 갈릴리의 한 동네 가버나움에 내려가 안식일에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32 그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3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34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35 예수가 꾸짖어 말씀하셨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한가운데 넘어뜨리고 나왔다.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36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했다. “이 어떠한 말씀이냐?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37 이 소문이 그 근방의 모든 곳에 퍼졌다.

38 예수가 회당에서 나오시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간청하였다.

39 예수가 그 여자 곁에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났다. 그녀가 즉시 일어나 그들에게 시중들었다.

40 해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왔다. 예수가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쳐 주셨다.

41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꾸짖으셔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42 날이 밝으매 예수가 나오시어 한적한 곳에 가셨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는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았다.

43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44 그리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누가복음 5장 — 깊은 데로 가라


어부들을 부르심

1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 곁에 모여들었다. 예수가 게네사렛(Gennesaret) 호숫가에 서셨다.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3 예수가 그 중 시몬(Simon)이라는 사람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밀어내어 달라 하시고, 앉으신 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4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써도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6 그렇게 하니,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7 동료 배에 있는 동반자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였다.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우니 잠기게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9 이는 그들이 잡은 고기가 많으므로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랐기 때문이었다.

10 세베대의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James)와 요한(John)도 놀라고 있었다.

예수가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

시몬의 반응이 특이하다. 기적 앞에서 감사나 놀라움이 아니라 자기를 떠나라고 한다. 죄인인 자신이 거룩한 무언가 앞에 섰을 때 나오는 반응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한 것(이사야 6:5)과 같은 구조다.





나병환자를 고치심

12 예수가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왔다. 예수를 보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13 예수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나병이 떠났다.

14 예수가 그에게 명하시되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모세(Moses)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이라” 하셨다.

15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지니,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을 고침 받으려 모여들었다.

16 예수는 물러가 빈 곳에서 기도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심

17 하루는 예수가 가르치고 있었다. 갈릴리 각 동네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여 병을 고치셨다.

18 한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를 들여다가 예수 앞에 놓으려 하였다.

19 무리로 인하여 들여갈 방도를 얻지 못하매,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무리 한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렸다.

20 예수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21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22 예수가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23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더 쉬운 것이냐?

24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25 그가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 누운 것을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26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말했다.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레위를 부르심

27 이후에 예수가 나가서 레위(Levi)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28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29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30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32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금식 논쟁

33 그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4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35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36 또 비유 하나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라,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과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38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

39 낡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낡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 평지 수훈


안식일 논쟁

1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2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들이 말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3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다윗(David)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굶주렸을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5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6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7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방도를 찾으려 그를 주시하였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보려는 것이었다.

8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가 일어나 섰다.

9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10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을 내밀라.”

그가 그리 하니 손이 회복되었다.

11 그들은 화가 가득하여 예수로 무엇을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열두 제자를 부르심

12 이때에 예수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13 날이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14 그들은 베드로(Peter)라고 이름 붙이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Philip · ㉸ 필립보)과, 바돌로매(Bartholomew · ㉸ 바르톨로메오)와,

15 마태(Matthew · ㉸ 마태오)와, 도마(Thomas · ㉸ 토마)와, 알패오(Alphaeus)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Simon the Zealot · ㉸ 열혈당원 시몬)과,

16 야고보(James)의 아들 유다(Judah)와, 예수를 판 가룟 유다(Judas Iscariot · ㉸ 이스카리옷 유다)였다.

17 예수가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탄한 곳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었다.





복과 화

18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자들도 낫게 되었고,

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하였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20 예수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21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22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24 “그러나 화가 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25 화가 있다,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주릴 것임이요. 화가 있다,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임이라.

26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누가의 평지 수훈은 마태의 산상수훈과 비교된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영적으로 풀지만, 누가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마태에는 없는 네 가지 “화”가 누가에게 있다. 누가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역전을 더 날카롭게 드러낸다. 이것은 마그니피카트(1장)와 같은 신학적 방향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27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잘 대하여 주며,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2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33 너희가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4 다시 받기를 바라고 꾸어 주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죄인들에게 그만큼 받고자 하여 꾸어 주느니라.

35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판단하지 말라 / 눈 속의 들보

37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39 예수가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40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41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두 집

43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느니라.

44 각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않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아니하느니라.

45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6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물이 나서 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49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탁류가 부딪히매 즉시 무너져 그 집이 파괴됨이 심하니라.”




누가복음 7장 — 죄 많은 여인의 향유


백부장의 종

1 예수가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2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3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 오셔서 자기 종을 살려 주시기를 청하였다.

4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 간절히 구하여 말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5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6 예수가 함께 가셨다. 이미 집에서 멀지 않았을 때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어 말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7 그러므로 나도 감히 주께 나아가지 못하였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8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9 예수가 이것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 돌이키시어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10 보낸 자들이 집에 돌아가 그 종이 이미 나은 것을 보았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11 그 다음에 예수가 나인(Nain)이라 하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

12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그 성의 많은 무리가 그녀와 함께 나왔다.

13 주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14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멘 자들이 서더라. 예수가 말씀하셨다.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15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거늘, 예수가 그를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

16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17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나인성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반영한다. 예수가 4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언급했던 것과 연결된다. 과부의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다”는 표현은 열왕기상 17:23과 거의 같다.





요한의 질문

18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렸다.

19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물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20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 말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주께 묻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21 마침 그때에 예수가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맹인을 보게 하셨다.

22 예수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23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4 요한의 사자가 떠난 후에, 예수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26 그러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을 보았느니라.

27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니라.

2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29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였으되,

30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31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서로 불러 말하는 아이들과 같으니,

32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는 것 같으니라.

33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35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 함을 얻느니라.”





죄 많은 여인

36 한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청하거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다.

37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가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38 예수의 뒤로 그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39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죄인이다.’

40 예수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Simon)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41 “채권자 한 사람이 두 채무자가 있는데,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빚진 자라.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인가 합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았느니라.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 이에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49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죄를 사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

50 예수가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8장 — 폭풍과 귀신과 죽음


여인들과 함께하는 사역

1 이후에 예수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열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2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즉,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Mary Magdalene · ㉸ 막달라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 구사(Chuza)의 아내 요안나(Joanna)와, 수산나(Susanna)와, 그 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누가만이 여성 제자 목록을 기록한다. 그들은 자기 재산으로 사역을 지원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 전체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등장한다 — 십자가 옆에, 빈 무덤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일곱 귀신이 나간”은 치유의 깊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셨다.

5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다.

7 더러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지매,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셨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9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

10 예수가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씀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1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살아가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바르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등불

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느니라.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18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빼앗기리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심

22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어 말씀하셨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띠워 나갔다.

23 행선하는 동안에 예수가 잠이 드셨다. 마침 광풍이 불어와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 위험하게 되었다.

24 제자들이 나아가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예수가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즉시 그쳤다. 잔잔하여졌다.

25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워하여 서로 말했다. “그가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물에게 명하매 순종하는가?”





거라사 광인

26 그들이 갈릴리(Galilee · ㉸ 갈릴래아) 맞은편 거라사(Gerasa · ㉸ 게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27 예수가 뭍에 내리시매, 그 동네 남자 하나가 마주쳤다. 귀신들린 지 오래되어 옷도 입지 않았고, 집에도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28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29 이는 예수가 더러운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아 발과 손을 쇠사슬로 결박하여도, 그가 결박을 끊고 광야에서 귀신에게 몰렸다.

30 예수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많은 귀신이 들어갔으므로 “군대”라 대답하였다.

31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32 마침 그곳에 상당히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가 허락하시니,

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다.

34 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이 일을 알렸다.

35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된 채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36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목격자들이 알렸다.

37 거라사 지방의 온 무리가 예수에게 자기들을 떠나 달라고 구하였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38 귀신 나간 자가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가 돌려보내며 말씀하셨다.

39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라.”

그가 가서 예수가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동네에 전파하였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40 예수가 돌아오셨을 때에 무리가 다 환영하였다.

41 회당장인 야이로(Jairus)라 하는 사람이 왔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였다.

42 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가실 때에 무리가 그를 밀었다.

43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있어, 의사에게 전 재산을 다 써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44 여자가 뒤에서 가까이 와서 그의 옷 가를 만지니, 즉시 혈루증이 그쳤다.

45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하거늘,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무리가 밀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46 예수가 말씀하셨다.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나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것을 느꼈노라.”

47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려 모든 백성 앞에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즉시 나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48 예수가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49 아직 예수가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50 예수가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살아나리라.”

51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52 모두가 울며 그 아이를 위하여 슬피하였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53 그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으므로 그를 비웃었다.

54 예수가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어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55 영이 돌아와 아이가 즉시 일어났다. 예수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다.

56 그 부모가 놀랐다. 예수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셨다.




누가복음 9장 — 변화산의 영광


열둘을 파송하심

1 예수가 열두 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2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낫게 하라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3 말씀하셨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음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

4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5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동네에서 나갈 때에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6 제자들이 나가 마을마다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7 분봉 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해 하였다. 이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어떤 이들이 말하고,

8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9 헤롯이 말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서 그를 만나보고자 하였다.





오천 명을 먹이심

10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였다. 예수가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새다(Bethsaida · ㉸ 벳사이다)라 하는 동네로 물러가셨다.

11 무리가 이를 알고 따라왔다. 예수가 그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고침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낫게 하셨다.

12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제자가 나아와 말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숙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여기 빈 들에 있나이다.”

13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 이 모든 무리를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4 남자만 오천 명쯤 되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오십 명씩 앉히라.”

15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다 앉혔다.

16 예수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17 다 먹고 배불렀다. 남은 조각을 열두 광주리에 걷어들였다.





베드로의 고백

18 예수가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 예수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어떤 이는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20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21 예수가 경고하시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며,

22 말씀하셨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23 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해를 받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7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변화산

28 이 말씀을 하신 후 여드레쯤 되어,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29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빛났다.

30 갑자기 두 사람이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이는 모세(Moses)와 엘리야(Elijah)였다.

31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것 — 그의 별세 — 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32 베드로와 그 일행은 졸음에 눌려 있다가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33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34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35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6 소리가 그치매 예수만 보였다. 그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귀신 들린 아이

37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38 한 사람이 무리 가운데서 외쳤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가 내 외아들입니다.

39 귀신이 그를 잡으면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떠납니다.

40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못 하더이다.”

41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겠느냐? 네 아들을 데리고 오라.”

42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니, 예수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여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43 모두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두 번째 수난 예고

그들이 모두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에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44 “이 말을 너희 귀에 새겨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45 제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졌으므로,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 감히 묻지 못하였다.





누가 크냐

46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

47 예수가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49 요한이 대답하여 말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와 함께 주를 따르지 않으므로 막았습니다.”

50 예수가 말씀하셨다.

“막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51 예수가 승천하실 날이 찼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굳히셨다.

52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Samaria)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53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것 때문이었다.

54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태우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55 예수가 돌이켜 그들을 꾸짖으셨다.

56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갔다.





제자 됨의 대가

57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58 예수가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59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가 말했다. “주여, 먼저 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60 예수가 말씀하셨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61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과 작별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62 예수가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0장 — 선한 사마리아인


일흔 명을 파송하심

1 이후에 주가 따로 일흔 명을 세우시어, 자기가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 하라.

3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4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5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6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 그 집에 머물며 그 들의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주는 것을 먹고

9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

11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은 알라.’

12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17 일흔 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8 예수가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21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시어 말씀하셨다.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들을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므로 그리 되었나이다.

22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23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왕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한 사마리아인

25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말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가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그가 대답하였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가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Jerusalem)에서 여리고(Jericho · ㉸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어 버리고 갔다.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3 어떤 사마리아(Samaria)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말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겠소.’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율법 교사가 말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기록한다.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뒤집어, 예수는 “누가 이웃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꾼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었다 — 사마리아는 아시리아 포로 이후 이방인과 혼혈된 지역으로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았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고 지나간 것은 의식적 부정을 피하려는 율법적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죽은 자에게 닿으면 부정해진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경계를 넘었다.





마르다와 마리아

38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가 한 동네에 들어가셨다. 마르다(Martha · ㉸ 마르타)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39 그의 자매 마리아(Mary)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40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다가 예수께 나아가 말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에게 일을 거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41 주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며 요동하되,

42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르다가 틀린 것이 아니다. 예수는 마르다의 섬김을 책망하지 않는다. “많은 일로 근심하며 요동”하는 것을 말한다. 마리아가 선택한 “한 가지” — 말씀을 듣는 것 — 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짧은 장면이 10장 전체의 결론이기도 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하라”를 가르친다면, 마리아는 “앉아 들으라”를 가르친다. 둘 다 필요하다.




누가복음 11장 —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달라

1 예수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말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2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3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4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누가의 주기도문은 마태(6:9-13)의 것보다 짧다. 마태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부분이 있다. 누가 버전은 더 간결하고 직접적이다. 공통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 나라, 양식, 용서, 시험이다.





끈질긴 친구

5 예수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말하되 ’친구야, 떡 세 덩어리를 빌려 주게.

6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놓을 것이 없구나’ 하면,

7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다’ 하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12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알세불 논쟁

14 예수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는 자가 말하였다.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

15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말했다.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Beelzebul · ㉸ 베엘제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16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였다.

17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 사탄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기 때문이라.

19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0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등불

33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그릇으로 덮어 두는 자가 없나니, 들어오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등경 위에 놓느니라.

34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우리라.

35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36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한 화

37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먹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다.

38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가 점심 전에 손 씻지 않으심을 이상히 여겼다.

39 주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 다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42 화가 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43 화가 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44 화가 있다, 너희여. 너희는 드러나지 않은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45 한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말했다.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46 예수가 말씀하셨다.

“화가 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너희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되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 화가 있다, 너희여.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어 장식하는도다.

48 이것으로 보건대 너희 조상들의 행한 것을 너희가 증언하고 그 행동을 좋아하는도다.

52 화가 있다, 너희 율법 교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53 예수가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노하여 예수로 여러 가지 것을 따져 물으며,

54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잡으려 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누가복음 12장 — 어리석은 부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1 그때에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외식을 주의하라.

2 감추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나니,

3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에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4 “내가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진실로 그를 두려워하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어리석은 부자

13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14 예수가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5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염려를 버리라

22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 너희 중의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6 이 지극히 작은 것도 능히 못 하면서 어찌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27 백합화를 생각하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Solomon)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28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31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보물과 등불

32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35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두어라.

36 너희는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아와 수종하리라.

38 주인이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라도 이같이 되는 것을 만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청지기

41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42 주가 말씀하셨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누구냐? 주인에게 그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44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세워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45 그 종이 만일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심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47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리라.”





불과 분쟁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억눌리는지 모르겠노라.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2 이후로 다섯 식구가 분쟁하되,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리라.

53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라.”

54 예수가 또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겠다’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도다.

56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어찌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3장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회개하지 않으면

1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과 섞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2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은 줄 아느냐?

3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그 아래에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 줄 아느냐?

5 그렇지 않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6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하니, 이것을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허리 굽은 여인을 고치심

10 예수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니,

11 십팔 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며 굽은 한 여자가 있었다.

12 예수가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 안수하시니, 그 여자가 곧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 회당장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에 분노하여 무리에게 말했다.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여섯 날이니, 그 날들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안식일은 안 된다.”

15 주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내어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느냐?

16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7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와 맞선 자들은 다 부끄러워하였고, 온 무리는 그의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였다.





겨자씨와 누룩

18 예수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채소밭에 심었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20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좁은 문

22 예수가 각 성과 마을을 지나가시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23 어떤 사람이 말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4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5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26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27 그는 너희에게 말하여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8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에 앉으리니,

30 보라,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31 그때에 바리새인 몇 명이 나아와 말했다.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32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성되리라’ 하라.

33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던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이 통곡에서 예수는 판사가 아니라 어머니로 등장한다.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라는 이미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 아래 품는 이미지(신명기 32:11, 시편 91:4)를 변형한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한 이 예수의 탄식은 19장에서 성을 바라보며 울 때 다시 울린다.




누가복음 14장 — 큰 잔치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고치심

1 안식일에 예수가 바리새인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의 집에 음식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그들이 예수를 엿보고 있었다.

2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다.

3 예수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으냐?”

4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가 그 사람을 붙들어 고쳐 보내시고,

5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6 그들은 이것들에 대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7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예수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8 “네가 어떤 사람에게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자리를 이 사람에게 내어 주라’ 하리니, 그때에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친구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2 또 자기를 청한 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13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큰 잔치 비유

15 함께 앉은 자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께 말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 예수가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17 잔치 시간에 맞춰 종을 보내어 청한 자들에게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였더니,

18 다들 한결같이 사양하여 첫 번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쪼록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여 주옵소서’ 하고,

19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나가서 시험해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여 주옵소서’ 하고,

20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1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22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제자 됨의 대가

25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때에, 예수가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29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마치지 못하매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 이르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마치지 못하였다’ 하리라.

31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더불어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리라.

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4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35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15장 — 탕자


세 비유의 서막

1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아오니,

2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말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3 예수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잃어버린 양

4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 또 찾아낸즉 기뻐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동전

8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9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세 비유는 하나의 구조를 반복한다 — 잃음, 찾음, 함께 기뻐함. 찾는 주체가 바뀐다. 첫 번째는 목자(남성), 두 번째는 여성, 세 번째는 아버지. 누가는 이 배열로 하나님을 남성과 여성 이미지로 동등하게 묘사한다. 찾아낸 것이 잃었던 것과 같다는 사실이 기쁨의 이유다. 없어졌다가 있게 된 것, 그것이 잔치의 논리다.





탕자

11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12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이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다.

14 다 없애고 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이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주는 자가 없었다.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직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거리가 상당히 먼데” —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면 멀리서 볼 수가 없다. 아버지는 달려갔다. 고대 근동에서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행위였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 아들이 아직 준비한 사과문을 다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아들의 귀환 자체를 받아들였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왔든 상관없이.





큰아들

25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오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즉,

27 종이 이르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29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비유는 여기서 끝난다.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풀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누가는 결말을 열어 두었다.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큰아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 규칙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그러나 잃었다가 찾은 것에 기뻐할 수 없는.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었다. 작은아들에게는 달려가서, 큰아들에게는 나와서.

탕자 비유에서 하나님은 세 형태로 등장한다는 해석이 있다 — 양 비유의 목자, 동전 비유의 여인, 아들 비유의 아버지. 세 비유 모두 같은 기쁨으로 끝난다. 15장 전체는 하나의 신학적 선언이다: 잃었다가 찾는 것이 이 이야기의 논리다.




누가복음 16장 — 부자와 나사로


불의한 청지기

1 예수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2 주인이 그를 불러 말하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청지기 직무를 셈하라. 이제 이후로는 청지기 직무를 맡기지 못하리라’ 하였다.

3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게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씩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

6 말하되 ‘기름 백 말이나이다’ 하거늘, 이르되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7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 이르되 ‘밀 백 석이나이다’ 하거늘, 이르되 ‘네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8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 더 지혜로움이니라.

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복음서 비유 중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다. 주인이 부정직한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예수가 부정직함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 —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생각하는 지혜를 가리킨다. 핵심은 9절 이하의 재물에 관한 교훈이다: 재물은 도구다, 목적이 아니라.

14 바리새인들은 재물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15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나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7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8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부자와 나사로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Lazarus · ㉸ 라자로)라 이름하는 한 가난한 자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 그 가난한 자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Abraham)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와 나사로는 누가복음만 기록한다. 이것은 비유인가, 역사적 사건의 기술인가? 논쟁이 있다. 유일하게 이름이 주어진 비유의 등장인물이 나사로다 —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다. 이 역전이 의도적이다. 무대 위의 주인공과 무대 밖의 인물이 죽음 이후 자리를 바꾼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말은 예수 자신의 부활을 향한 암시로 읽힌다 —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7장 — 열 명 중 하나


용서와 믿음

1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3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5 사도들이 주께 여쭈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 주가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7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라.”





열 명의 나병환자

11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4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15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Samaria) 사람이었다.

17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홉 명은 예수가 명령한 대로 했다 —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했으니 그것을 따랐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한 명은 그 명령을 넘어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 한 명이 이방인이었다. 누가의 반복되는 패턴 — 예상치 못한 자에게서 신앙이 나온다.





인자의 날

20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3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24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5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28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1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32 롯의 처를 기억하라.

33 무릇 자기 생명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날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5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7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누가복음 18장 — 끈질긴 과부


끈질긴 과부

1 예수가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2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였다.

4 그가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마는,

5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리라’ 하였느니라.”

6 주가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리새인과 세리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

11 바리새인은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가 얻는 것에서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요 세리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린아이들

15 사람들이 예수가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6 예수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부한 관리

18 한 지도자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9 예수가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 예수가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23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는 그가 매우 부자였기 때문이었다.

24 예수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25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26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27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29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수난 예고

31 예수가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받겠으며,

33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셋째 날에 살아나리라.”

34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어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바디매오

35 예수가 여리고(Jericho · ㉸ 예리코)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37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거늘,

38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39 앞에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0 예수가 서서 그를 데려오라 명하셨다. 그가 가까이 오매 물으시되

41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2 예수가 이르시되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43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가복음 19장 — 삭개오와 통곡


삭개오

1 예수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 거기 삭개오(Zacchaeus · ㉸ 자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 그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볼 수 없었다.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 이는 예수가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었다.

5 예수가 그 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 급히 내려와 기쁘게 영접하거늘,

7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9 예수가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다. 전 장(18장)의 부한 관리는 모든 것을 팔라는 말에 슬퍼하며 갔다. 삭개오는 돌아선다 — 그것도 예수가 요청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예수는 삭개오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다.





므나 비유

11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이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라도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12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더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느니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얼마나 남겼는지 알고자 하여 그 종들을 부르라 하니,

16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하니,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하니,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21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두려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23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올 때에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그들이 이르되 ‘주인이여, 그에게는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하거늘,

26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나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종려 주일

28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9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에서 벳바게(Bethphage)와 베다니(Bethany · ㉸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30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탄 일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 만일 왜 푸느냐고 묻거든 이르되 ‘주가 그것을 쓰시겠다’ 하라.”

32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33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니,

34 이르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35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던져 예수를 태웠더라.

36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 이미 감람산 내려가는 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39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거늘,

40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루살렘을 향해 우심

41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43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안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가 예루살렘을 보며 우는 장면은 누가복음만 기록한다. 13장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했던 것이 이제 실제 눈물로 표현된다. 예수는 성의 파멸을 예언하며 운다. 정복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사랑한 사람이 울면서 왔다.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Titus)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파괴했다. 누가복음 기록 시점(AD 80-85년경)의 독자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성전 정화

45 성전에 들어가사 그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 예수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48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 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20장 — 권위 논쟁


누구의 권위로

1 하루는 예수가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2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4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5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6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7 대답하되 “어디서 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8 예수가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포도원 농부 비유

9 예수가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10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그를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11 다시 다른 종을 보내었더니, 그도 심히 때리고 모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12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내쫓았느니라.

13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14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17 예수가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느니라’ 한 것이 어쩜이냐?

18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19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20 이에 예수를 엿보아 그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였다.

21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거니와 당신은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바르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22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23 예수가 그 간계를 알아채시고 이르시되,

24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25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26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잠잠하였다.





부활 논쟁

27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Sadducees · ㉸ 사두가이) 중 어떤 이들이 예수에게 와서 물어 이르되,

28 “선생님이여, 모세(Moses)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맞이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9 어떤 형제 일곱 명이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맞이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30 그 다음 형제가 그 여자를 맞이하고,

31 또 그 다음과, 그렇게 일곱 형제가 다 아내를 맞이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32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33 그런즉 일곱 명이 다 그를 아내로 두었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34 예수가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7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떨기 책에 기록하여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38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39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잘 말씀하셨나이다.”

40 그들이 다시는 감히 아무것도 묻지 못하더라.





다윗의 자손이자 주님

41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2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가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43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45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6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나니,

47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21장 — 과부의 두 렙돈


과부의 헌금

1 예수가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렙돈 두 개를 넣는 것을 보시고

3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성전 파괴 예언

5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장식된 것을 말하매, 예수가 이르시되

6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7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8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 난리와 소동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즉시 되지 아니하리라.”

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13 이것이 너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되리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라.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반박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루살렘 함락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성내로 들어가지 말 것은,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3 그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인자가 오심

25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말미암아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는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 그때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29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31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32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3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깨어 있으라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37 예수가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지내시니,

38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러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오더라.




누가복음 22장 — 최후 만찬과 배반


유다의 배반

1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이 다가왔다.

2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찾았으니, 이는 백성을 두려워함이러라.

3 열둘의 무리에 끼인 가룟(Iscariot · ㉸ 이스카리옷)이라 부르는 유다(Judas)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4 유다가 나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 줄까 의논하였다.

5 그들이 기뻐하여 은화를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 유다가 허락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준비

7 무교절의 날이 이르니 곧 유월절 양을 잡을 날이라.

8 예수가 베드로(Peter)와 요한(John)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하라.”

9 여쭈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0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이다’ 하라.

12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13 그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최후 만찬

14 때가 이르매 예수가 앉으시고 사도들도 함께 앉았더니,

15 예수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7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받아 너희끼리 나누라.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19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다. 예수는 이 의식을 자기 죽음의 해석 틀로 전환한다. “내 몸”과 “내 피”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로 대체한다. 초대 교회는 이것을 성만찬(유카리스트)으로 정기적으로 거행하였다. 누가는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을 포함시킨다 — 이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닌 기념 의식임을 명시한다.

21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22 인자는 이미 정하신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23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누가 크냐

24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매,

25 예수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에게 주인 노릇하며, 그 위에 있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운다.

26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의 부인 예고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과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겟세마네

39 예수가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Mount of Olives · ㉸ 올리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랐더니,

40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41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 예수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5 기도 후 일어나 제자들에게 오사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체포와 베드로의 부인

47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48 예수가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49 좌우에 있던 자들이 형편을 보고 여쭈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50 그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51 예수가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54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55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더니,

56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세히 보며 이르되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거늘,

57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동류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

59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확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60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말하는 동안에 닭이 곧 울더라.

61 주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62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산헤드린 앞에

63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64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예언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65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66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어들여

67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겠고,

68 내가 물을지라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겠느니라.

69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70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함은 너희 말이니라.”

71 그들이 이르되 “어찌 증언을 더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누가복음 23장 —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빌라도 앞에

1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Pilate) 앞으로 끌고 가서

2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 하더이다.”

3 빌라도가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4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5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 앞에

6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이냐 묻고,

7 헤롯(Herod · ㉸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예수를 헤롯에게 보내니, 마침 헤롯이 그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 예수가 어떤 표적 행하심을 보고자 함이었다.

9 여러 말로 질문하되, 예수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지라.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11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십자가형 선고

13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14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 헤롯이 또한 연히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사형받을 것을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16 그러므로 내가 그를 채찍질하여 놓겠노라.”

18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Barabbas · ㉸ 바라빠)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19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려고 또다시 그들에게 불러 말하였으나,

21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22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사형 죄목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를 채찍질하고 놓겠노라.”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 이에 빌라도가 그들의 구하는 대로 되게 하기로 결정하여

25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를 넘겨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십자가로 가는 길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구레네(Cyrene · ㉸ 키레네) 사람 시몬(Simon)을 붙들어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라오게 하더라.

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 예수가 그들을 향하여 돌이켜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9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한 일이 없는 이와 젖 먹이지 못한 이가 복이 있다 하리라.

30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에게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고, 작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십자가

33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 이에 예수가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라.”

38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두 강도

39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40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2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3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누가복음만 기록한다. 십자가 위의 대화, 처형받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교환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간결하고 가장 직접적인 약속이다. 요청은 단순했다 — “나를 기억하소서.” 그에 대한 응답이 “기억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함께 있으리라”였다. 시간이 오늘로 수렴되었다.





예수의 죽음

44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45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6 예수가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47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48 이를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49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것을 보니라.





장사

50 공회 의원으로 아리마대(Arimathea · ㉸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Joseph)이라 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자라.

51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Judea · ㉸ 유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2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54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누가복음 24장 — 엠마오


빈 무덤

1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그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홀연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7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Magdala) 마리아와 요안나(Joanna)와 야고보(James)의 어머니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1 사도들은 이것이 허탄한 말 같이 들려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12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구부려 살펴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3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Emmaus)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육십 스다디온 되는 곳이라.

14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가 친히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17 예수가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8 그 한 사람인 글로바(Cleopas · ㉸ 클레오파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22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23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몇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25 예수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28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같이 하시니,

29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30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3 곧 그 시각으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가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가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엠마오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기록하는 장면이다. 두 제자는 예수와 함께 걸었고, 함께 이야기했고,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다. 인식이 일어난 것은 떡을 뗼 때였다 — 최후 만찬과 같은 동작에서. 이것은 성만찬의 의미를 가리킨다. 눈이 열린 순간 예수는 사라졌다. 그리고 두 제자는 왔던 길을 밤에 달려 돌아갔다. 그날 60스타디온(약 11킬로미터)을 걸었던 그들이, 같은 거리를 다시 걸어 돌아갔다.





부활의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36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가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7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 예수가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4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41 그들이 너무 기쁘므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42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45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승천

50 예수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Bethany · ㉸ 베타니아)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51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52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하여 성전에서 끝난다. 1장에서 사가랴가 분향하며 천사를 만난 곳도 성전이었다. 마지막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닫힌다. 이 닫힘은 동시에 열림이다 —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는 다시 같은 자리, 같은 데오빌로에게 이어진다. 누가복음이 끝나는 곳에서 사도행전이 시작된다.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땅으로 나간다.

엠마오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자. 두 제자의 눈이 열린 것은 설교를 들을 때가 아니라 떡을 뗄 때였다. 누가복음 전체의 신학이 그 한 장면에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관념 속이 아니라 식탁에서, 길 위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걸을 때 일어났다.


[image: 요한복음 표지]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 가장 신학적인 복음.




요한복음 조망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과 다른 시각의 복음서. 일곱 표적, 일곱 ‘나는 ~이다’(에고 에이미), 일곱 강화. 공관복음과 다른 시간선과 사건. 가나 혼인 잔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죽은 나사로, 세족식, 보혜사 약속 — 요한만 기록한 깊은 신학.


1부 · 표적의 책 (1~12장)

일곱 표적·일곱 나는~이다



2부 · 영광의 책 (13~21장)

세족·고별 강화·고난·부활




요한복음 1장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1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가운데 그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

요한복음 첫 절은 창세기 1:1을 의도적으로 반향한다 — “태초에.”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을 말하고, 요한은 그 이전을 말한다. ’말씀(Logos — 로고스)’은 헬레니즘 세계에서 이미 무거운 개념어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로고스를 우주를 관통하는 이성·질서로 보았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 철학자 필로(Philo, 기원전 20년경~기원후 50년경)는 로고스를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원리로 사용했다. 요한은 그 로고스를 한 사람에게 적용했다. “그가 누구인가”는 1장 끝에서 밝혀진다.





빛의 증언자

6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John)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고.

8 그 자신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다만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다.

9 참 빛이 있었다.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목소리다.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의 자리에 선 사람(말 4:5).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그의 역할은 단 하나다 — 빛을 가리키는 것. 주석자들은 이 구절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 세례 요한을 과도하게 높이는 분파에 대한 교정이라고 본다. “그는 빛이 아니었다.”

10 그가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 그가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 —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체의 욕망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이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신학자들이 ‘성육신(incarnation)’이라 부르는 사건이다. 라틴어로 ’육체 안으로(in carne).’ 헬라 철학 전통에서 신성한 것은 물질과 섞이지 않는다고 보았다. 플라톤주의에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었다. 요한복음은 정반대를 말한다 — 영원한 말씀이 살과 피를 입었다고. 이 한 문장이 이후 1천 년 교리 논쟁의 출발점이 되었다.

15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쳤다.

“내가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계셨다.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16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

17 율법은 모세(Moses)를 통해 주어졌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18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 —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 주셨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19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20 요한은 부인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21 그들이 물었다.

“그러면 누구요? 엘리야(Elijah)요?”

“아니오.”

“그 선지자요?”

“아니오.”

22 그들이 말했다.

“그러면 누구라고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말해야 하오?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하오?”

23 요한이 말했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24 그들은 바리새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그들이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주는 것이오?”

26 요한이 대답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신다.”

27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다.”

28 이 일은 요단(Jordan · ㉸ 요르단) 강 건너편 베다니(Bethany · ㉸ 베타니아)에서 있었다.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29 다음 날, 요한이 예수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 이사야 53:7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로 겹치는 표현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이 성전에서 잡히는 시간과 정확히 맞는다(요 19:14). 우연이 아니다.

30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계셨다.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31 “나는 그분을 몰랐다. 그러나 내가 물로 세례를 준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다.”

32 요한이 또 증언했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그분을 몰랐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34 “나는 보았다. 그래서 증언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첫 제자들

35 다음 날, 요한이 다시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다.

36 예수가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7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38 예수가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셨다.

“무엇을 찾느냐?”

“랍비,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39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예수가 묵고 계신 곳을 보았다. 그 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40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Simon · ㉸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Andrew · ㉸ 안드레아)였다.

41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42 그가 시몬을 예수께 데려갔다.

예수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너를 게바(Cephas — 아람어로 ‘바위’)라 부를 것이다.” (게바는 그리스어로 베드로(Peter)다.)





빌립과 나다나엘

43 다음 날 예수가 갈릴리로 가려 하셨다. 빌립(Philip · ㉸ 필립보)을 만나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마을 벳새다(Bethsaida · ㉸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45 빌립이 나다나엘(Nathanael · ㉸ 나타나엘)을 찾아가 말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쓴 그분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Nazareth · ㉸ 나자렛) 예수다.”

46 나다나엘이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말했다.

“와서 보라.”

47 예수가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거짓이 없다.”

48 나다나엘이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49 나다나엘이 말했다.

“랍비,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50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51 그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人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인자” — 다니엘 7:13의 “인자 같은 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예수가 자신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한 칭호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장면은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를 반향한다. 야곱이 보았던 것, 나다나엘은 예수 위에서 보게 된다는 말이다.

다음 장 —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포도주가 떨어진다. 예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의 첫 표적이 일어난다.




요한복음 2장 — 물이 포도주가 되던 날


가나의 혼인 잔치

1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Galilee · ㉸ 갈릴래아) 가나(Cana · ㉸ 카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다.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다.

3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포도주가 없구나.”

4 예수가 말씀하셨다.

“어머니,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 —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때(호라)’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고정된 표현이다. 7:30, 8:20에서 적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지만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한다. 12:23에서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언하신다. 2장의 이 짧은 대화는 그 긴 여정의 첫 문장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하여라.”

6 거기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것이었다. 각각 두세 동이 들어가는 크기였다.

7 예수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들이 항아리마다 가득 채웠다.

8 예수가 말씀하셨다.

“이제 떠서 잔치 진행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들이 갖다 주었다.

9 잔치 진행자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았다.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진행자가 신랑을 불러 말했다.

10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군요.”

11 이것이 예수가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세메이온)’이라고 부른다. 공관복음(마태·마가·누가)은 ’능력 있는 행위(뒤나미스)’라고 부른다. 표적은 가리키는 것이다 —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너머를 향해 손가락을 든다. 가나의 물항아리 여섯 개는 유대교 정결 예식의 물이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율법이 가리키던 것이 실체로 왔다는 뜻이다.





예루살렘으로

12 그 뒤 예수가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Capernaum · ㉸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 며칠 머무셨다.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 정화

14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15 예수가 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으셨다.

16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17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시편 69:9).

공관복음(마태·마가·누가)은 성전 정화를 예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기록한다. 요한복음은 사역 초반에 배치한다. 신학적 의도인지, 별개의 두 사건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요한의 구성에서 성전 정화는 예수가 무엇을 대체하러 왔는지를 처음부터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 — 성전 예배 제도 자체를 그의 몸으로 대체하겠다는 선언.

1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했다.

“이런 일을 하다니, 당신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19 예수가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20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는 말이오?”

21 그러나 예수가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22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은 그가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가 알고 계신 것

23 예수가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24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5 그는 사람에 대해 누군가가 증언해 줄 필요가 없으셨다.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알고 계셨다.

다음 장 — 밤에 찾아온 바리새파의 지도자 니고데모. 그는 예수에게 묻는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대답이 그를 당혹하게 만든다.




요한복음 3장 — 다시 태어나야


밤에 온 사람

1 바리새파 사람으로 니고데모(Nicodemus · ㉸ 니코데모)라는 이름의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다.

2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랍비,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으니까요.”

3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한다. 첫째, 바리새파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요한복음에서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 1:5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와 연결되는 상징이다. 니고데모는 어둠에서 빛을 향해 걷고 있다.

4 니고데모가 말했다.

“사람이 늙은 뒤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5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 “육체로 난 것은 육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7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8 “바람은 제가 원하는 데로 분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바람”과 “영”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다 — ‘프뉴마(pneuma)’.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 ‘루아흐(ruach)’. 바람을 보이게 할 수 없듯, 성령의 역사를 설명의 틀에 가두기 어렵다. 예수는 정의하지 않고 비유한다.

9 니고데모가 물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0 예수가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모르느냐?”

11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들어올려진 뱀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민수기 21장 —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물린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예수가 이 이미지를 자신에게 적용한다. “들어올려진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가리키는 동시에 하늘로 높여지는 것을 가리키는 이중 언어다(요 8:28, 12:32).

15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17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통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18 그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9 심판은 이것이다 —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이다.

20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다.

21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드러나도록.

3:16 — 신약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인용된 구절이다. 헬라어 원문은 ’아가페(agape)’를 사용한다 —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처럼(후토스)”은 방식과 정도 둘 다를 말한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 독생자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 그렇게까지. 이 한 절에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압축되어 있다.





신랑의 친구

22 그 뒤 예수와 제자들이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 머물며 세례를 주셨다.

23 요한도 살림(Salim) 근처 애논(Aenon)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거기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25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유대인들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생겼다.

26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다.

“랍비,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분 — 을 보십시오.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갑니다.”

27 요한이 대답했다.

“하늘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28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진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직접 들었다.”

29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거기 서서 신랑의 목소리를 들을 뿐인데, 그 목소리에 크게 기뻐한다. 이제 내 기쁨이 이렇게 가득 찼다.”

30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요한의 이 말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선 사람의 고백이다. 그는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았다. 혼례에서 중매하고, 신랑을 이끌어 신부에게 데려다주고, 물러나는 것.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위로부터 오신 분

31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고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32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데, 아무도 그 증언을 받지 않는다.

33 그 증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 쳐 확인했다.

34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을 헤아리지 않고 주시기 때문이다.

35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손에 맡기셨다.

36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다음 장 —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예수가 사마리아를 지나신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다. 정오였다.




요한복음 4장 —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를 지나가며

1 예수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얻고 세례를 준다는 말이 바리새파에게 전해졌다.

2 (사실 예수 자신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3 예수가 이 말을 들으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

4 그 길에 사마리아(Samaria)를 거쳐 가야 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는 것이 보통이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정복 이후 혼혈이 된 북이스라엘 주민들의 후손이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혼합 민족으로 보았고, 양쪽의 반목은 깊었다. 예수는 돌아가지 않았다.

5 예수가 사마리아의 수가(Sychar · ㉸ 시카르)라는 마을에 오셨다. 야곱(Jacob)이 아들 요셉(Joseph)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6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다.

예수가 길을 오느라 지치셔서 그 우물 곁에 그냥 앉으셨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물을 좀 주시오”

7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물을 좀 주시오.”

8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었다.

9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대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10 예수가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여인이 말했다.

“선생님,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자기도 마시고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13 예수가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15 여인이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 길으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다섯 남편

16 예수가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17 여인이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것이 맞다.”

18 “남편이 다섯이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19 여인이 말했다.

“선생님, 선지자이시군요.”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이 산” — 사마리아인들이 성지로 여기는 그리심 산(Mount Gerizim · ㉸ 그리짐 산)이다. 신명기 11:29에서 모세가 축복을 선포할 산으로 지명된 곳이다. 기원전 4세기에 사마리아인들이 여기 성전을 세웠고, 유대인들이 기원전 128년에 파괴했다. 여인의 질문은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니다 — 그녀 민족 전체의 상처가 담긴 질문이다.

21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를 믿어라. 여인이여,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그 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25 여인이 말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오실 줄 저는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26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그다.”





제자들의 귀환

27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예수가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러나 “무엇을 원하십니까?” 혹은 “왜 그 여인과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28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29 “와서 보십시오. 내가 한 일을 모두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30 그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

31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께 청했다.

“랍비, 드십시오.”

32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것이 있다.”

33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누가 드실 것을 갖다 드렸나?”

34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35 “너희는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

36 “거두는 사람이 이미 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열매를 모은다. 씨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게 된다.”

37 “이것이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맞는 이유다.”

38 “나는 너희를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너희는 그 수고의 열매를 받은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믿다

39 그 마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분이 내가 한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한 여인의 말 때문이었다.

40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 예수가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

41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42 그들이 여인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오. 우리 자신이 직접 듣고,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원자이신 줄 알았소.”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요한복음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다. 마을 전체가 그녀의 증언으로 움직였다. 정오에,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온 여인 — 밤에 몰래 온 지도자 니고데모와 대비된다. 둘 다 예수를 만났다. 하나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없다. 하나는 지도자이고 하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다 — 두 번째 표적

43 이틀 뒤 예수가 갈릴리로 떠나셨다.

44 예수 자신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셨다.

45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환영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을 모두 보았기 때문이었다.

46 예수가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가버나움(Capernaum)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었다.

47 그 사람이 예수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 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48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49 왕의 신하가 말했다.

“선생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50 예수가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

51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주 나와 아들이 살았다고 알려주었다.

52 그가 아들이 좋아진 때를 물으니, 종들이 어제 오후 한 시에 열이 떨어졌다고 했다.

53 아버지는 그것이 예수가 “네 아들이 살 것이다”라고 하신 바로 그 시간인 줄 알았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54 이것은 예수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다음 장 —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 삼십팔 년을 앓아온 사람이 거기 누워 있었다. 예수가 그에게 묻는다.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 삼십팔 년


베데스다 못

1 그 뒤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2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Bethesda · ㉸ 베짜타)라는 못이 있었다. 거기 다섯 개의 주랑이 있었다.

3 그 주랑 안에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몸이 마른 사람 등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Beth Hesda)’ 또는 ’물이 솟는 집’으로 해석된다. 19세기까지 학자들은 이 연못의 실제 존재를 의심했다. 1888년 예루살렘 성 안나 교회 인근 발굴에서 다섯 개의 주랑이 있는 쌍둥이 연못 유적이 발견되었다. 요한복음의 지리적 서술이 정확했다.

5 거기 삼십팔 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6 예수가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미 오래된 줄 아시고 물으셨다.

“낫고자 하느냐?”

7 환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8 예수가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낫고자 하느냐?” — 이 질문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삼십팔 년을 앓은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있는가? 일부 학자들은 이 질문이 환자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장기간의 질병은 때로 그 상태를 정체성의 일부로 만든다. 치유를 원하는가 —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다.





안식일 논쟁

10 유대인들이 낫게 된 사람에게 말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11 그가 대답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12 그들이 물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13 낫게 된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예수가 이미 그 군중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이었다.

14 그 뒤에 예수가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나았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15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신을 낫게 해준 분이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렸다.

16 예수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신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

17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8 유대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려 했다.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의 권세

19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볼 때에만 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

20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놀라게 하실 것이다.”

21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듯, 아들도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22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23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25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그 때다. 듣는 사람들이 살 것이다.”

26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듯이,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하셨다.”

27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인자이기 때문이다.”

28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29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30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뜻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네 가지 증언

31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32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신다. 나는 그분의 증언이 참된 줄 안다.”

33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가 진리를 증언했다.”

34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너희가 구원받도록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35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을 기뻐하려 했다.”

36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가 내게 완성하도록 맡기신 그 일들,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들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증언한다.”

37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셨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38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지 않는다. 그분이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39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한다.”

40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내게 오려 하지 않는다.”





모세의 고발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42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할 것이다.”

44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45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 너희가 소망을 두는 모세다.”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썼기 때문이다.”

47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다음 장 — 갈릴리 바다 건너편. 오천 명이 넘는 무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천 명을 먹이다 — 네 번째 표적

1 그 뒤 예수가 갈릴리 바다(Sea of Galilee · ㉸ 갈릴래아 호수), 곧 디베랴(Tiberias · ㉸ 티베리아스) 바다를 건너가셨다.

2 큰 무리가 따라왔다.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3 예수가 산에 올라가 거기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4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5 예수가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하려는 것이었다. 자신은 어떻게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다.

7 빌립이 대답했다.

“이백 데나리온어치 빵도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8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했다.

9 “여기 어린아이가 있는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 예수가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 곳에 풀이 많았다. 남자만 해도 오천 명쯤 앉았다.

11 예수가 빵을 가져다 감사를 드리신 뒤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셨다.

12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나도 버리지 말고.”

13 그들이 모으니, 보리 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14 사람들이 예수가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다.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15 예수는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물 위를 걸으시다 — 다섯 번째 표적

16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 예수가 아직 오지 않으셨다.

18 바람이 강하게 불어 바다가 파도쳤다.

19 그들이 스물다섯 내지 서른 스타디온쯤 저었을 때, 예수가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20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1 그들이 예수를 배에 모시려 하자,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22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지 않으셨으며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았다.

23 그런데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사람들이 빵을 먹은 그 곳 가까이에 왔다.

24 무리는 예수도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 그 배들에 타서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25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찾아 말했다.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26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27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인증하셨기 때문이다.”

28 그들이 물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29 예수가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30 그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믿도록 무슨 표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31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하늘에서 빵을 주어 먹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2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신다.”

33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34 그들이 말했다.

“주님,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35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에고 에이미(나는 ~이다)’ 선언의 첫 번째다. ’에고 에이미’는 그 자체만으로도 출애굽기 3:14의 야훼 자기 호칭을 반향한다. “나는 있는 자이다(I AM WHO I AM).” 예수가 단순히 빵을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빵 자체라는 선언이다. 그 의미가 감당하기 어려웠기에 많은 사람이 이날 이후 떠났다.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았어도 믿지 않는다.”

37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39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다 —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의 수군거림

41 유대인들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하시는 예수에 대해 수군거렸다.

42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가?”

43 예수가 대답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45 “선지자들의 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에게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 온다.”

46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50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52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이려 하는가?”

53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다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59 예수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제자가 떠나다

60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듣고 말했다.

“이 말이 어렵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겠는가?”

61 예수가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62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느냐?”

63 “영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육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기를 넘겨줄지 알고 계셨다.

65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했다.”

66 이 일 이후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67 예수가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69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70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71 이것은 시몬(Simon)의 아들 가룟 유다(Judas Iscariot · ㉸ 유다 이스카리옷)를 가리키신 것이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그가 예수를 넘겨줄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 — 초막절. 예수가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신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 목마른 자는 내게로


형제들과의 대화

1 그 뒤 예수가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유대 지방을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다.

2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Feast of Tabernacles · ㉸ 초막절) — 유대교의 추수 감사절이다. 히브리어로 ‘수콧(Sukkot)’.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한다. 레위기 23:34-44. 명절 기간 동안 제사장들은 성전 번제단 주변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 —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던 것을 기념하며, 동시에 메시아 시대의 영적 물을 기원하는 예식이다. 예수의 “목마른 자는 내게로” 선언이 이 의식의 맥락 위에서 울려 퍼진다.

3 예수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4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들을 행하신다면 세상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5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내가 증언하기 때문이다.”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9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무르셨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다

10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뒤, 예수도 올라가셨다. 공개적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11 명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며 말했다.

“그가 어디 있는가?”

12 무리 가운데 그에 대해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가 무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했다.

13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14 명절의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가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15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는가?”

16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17 “그분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18 “스스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불의가 없다.”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무리가 대답했다.

“당신에게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오?”

21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다 이상하게 여긴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조상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23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 사람이 할례를 받는다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해서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24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여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냐

25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려는 그 사람이 아닌가?”

26 “보라, 그가 공개적으로 말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당국자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된 것은 아닐까?”

27 “그러나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28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모르지만,”

29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30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를 믿으며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해도 이분이 행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는가?”





잡으려는 시도

32 바리새파는 무리가 예수에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가 그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원들을 보냈다.

33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는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34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35 유대인들이 서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것인가? 헬라(Greece · ㉸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36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라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수의 강

37 명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에, 예수가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39 이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었다.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예수가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의 물 붓는 의식(Simhat Beit HaShoeva)은 이 명절의 정점이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 주변에 부었다. 스가랴 14:8의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예언을 기다리는 의식이었다. 예수가 바로 이 의식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고 외쳤다. 청중은 그 맥락을 이해했을 것이다.

40 무리 중에 이 말씀을 들은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

“이분이 정말로 그 선지자다.”

41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오겠는가?”라고 했다.

42 “성경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Bethlehem) 마을에서 오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43 이렇게 예수 때문에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

44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성전 경비원들의 보고

45 성전 경비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에게 돌아왔다. 그들이 물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46 경비원들이 대답했다.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7 바리새파가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미혹당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파 가운데 그를 믿은 사람이 있느냐?”

49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50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고데모 — 전에 예수에게 왔던 사람 — 가 그들에게 말했다.

51 “우리 율법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52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오? 찾아보시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소.”

53 그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장 —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성전 뜰로 끌려왔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선언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 나는 세상의 빛이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1 예수가 올리브 산(Mount of Olives)으로 가셨다.

2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백성이 다 예수께로 왔다. 예수가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가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녀를 가운데 세워두고

4 예수에게 말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6 그들이 이것을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예수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7 그들이 계속 물으니 예수가 일어나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8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9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른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예수만 남으셨다. 그 여인은 가운데 서 있었다.

10 예수가 일어나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

11 “없습니다, 주님.”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단락(7:53-8:11,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은 가장 오래된 요한복음 사본들 — 파피루스 66, 파피루스 75, 시나이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 에 나오지 않는다. 문체와 어휘도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과 다르다. 현재 대다수 학자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원본이 아니라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는 이른 전승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되며, 모든 기독교 정경에 포함된다. 루가복음 21:38 뒤에 놓이는 사본도 있다. 본문의 진정성 논란과 무관하게, 이 장면은 예수의 태도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중 하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 예수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일곱 ‘에고 에이미’ 선언의 두 번째 — “나는 세상의 빛이다.” 초막절 기간에는 성전 뜰에 거대한 촛대들을 켰다. 전승에 따르면 그 빛이 예루살렘 전체를 밝혔다. 예수의 이 선언은 그 의식의 배경 위에서 들렸을 것이다.

13 바리새파가 말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소.”

14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한다 해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15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16 “내가 판단한다면 내 판단은 참되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18 “내가 나 자신을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신다.”

19 그들이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소?”

예수가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20 예수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들을 헌금함 근처에서 하셨다. 아무도 그를 잡지 못했다. 그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위에서 왔다

21 예수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22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자결하려는 것인가?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니.”

23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24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 안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안에서 죽을 것이다.”

25 그들이 물었다.

“당신이 누구요?”

예수가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던 바로 그다.”

26 “너희에 대해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27 그들은 예수가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28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를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9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30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 예수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물면 참으로 내 제자다.”

32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33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무의 종도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까?”

34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35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문다.”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말로 자유롭게 된다.”

37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38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귀의 자녀

39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했을 것이다.”

40 “그런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음행으로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42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여기 있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43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서지 않았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는 자기 본성으로 말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45 “나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46 “너희 가운데 누가 나를 죄에 대해 책망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47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있다

48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소?”

49 예수가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는 나를 욕보인다.”

50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심판하시는 분도 계신다.”

5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이다.”

52 유대인들이 말했다.

“이제 귀신이 든 것이 분명하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고 하오.”

53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단 말이오? 그도 죽었소. 선지자들도 죽었소. 당신이 누구라는 것이오?”

54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다.”

55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기뻐했다. 그는 보고 기뻐했다.”

57 유대인들이 말했다.

“당신이 아직 오십 살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58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에고 에이미).”

“내가 있다(에고 에이미, Ἐγώ εἰμί)” — 이것은 일곱 술어적 ’에고 에이미’와 다른 절대적 선언이다. 출애굽기 3:14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밝히실 때 쓰신 이름 — “나는 있는 자이다(I AM THAT I AM).” 칠십인역(Septuagint)에서 그 표현은 ’에고 에이미’다. 예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 두 단어 자체가 야훼의 이름이었다. 청중은 즉각 알아들었다.

59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에게 던지려 했다. 예수가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다음 장 — 예수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신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다.




요한복음 9장 — 날 때부터 맹인


진흙과 눈

1 가시는 길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2 제자들이 물었다.

“랍비, 이 사람이 눈멀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3 예수가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4 “우리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6 이 말씀을 하신 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7 말씀하셨다.

“실로암(Siloam)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가 가서 씻고 눈이 열린 채 돌아왔다.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다윗 성 남쪽 끝에 있다. 기원전 8세기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의 침략에 대비해 기혼 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533미터의 터널을 뚫어 만든 것이다. 2004년 발굴에서 1세기 실로암 못 계단이 발견되었다. 본문의 지리적 서술과 일치한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실로암 — 요한복음에서 예수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하다.





바리새파의 심문

8 이웃과 전에 그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9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를 닮은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이오”라고 말했다.

10 그들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이 열렸소?”

11 그가 대답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2 그들이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모릅니다.”

13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사람을 바리새파에게 데리고 갔다.

14 예수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15 바리새파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16 바리새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

17 그들이 다시 눈먼 사람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당신 눈을 열어주었으니 당신은 그에 대해 무엇이라 하오?”

“그분은 선지자이십니다.”

18 유대인들은 그가 눈멀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보게 된 사람의 부모를 불러

19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들 아들이오? 눈 먼 채 태어났다고 한 그 아들이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소?”

20 그 부모가 대답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눈 먼 채 태어난 줄 압니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나이가 찼으니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22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23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찼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한 것이었다.

24 그들이 전에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25 그가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한 가지는 압니다. 내가 눈멀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26 그들이 물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소? 어떻게 눈을 열었소?”

27 “내가 이미 말했는데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시 들으려 하십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28 그들이 그를 욕하며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29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소.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오.”

30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상한 일이군요.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셨는데 당신들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모른다니요.”

31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32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눈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3 “이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4 그들이 대답했다.

“당신은 온통 죄 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오?”

그리고 그를 쫓아냈다.





영적 시력과 영적 맹인

35 예수가 그들이 그를 쫓아냈다는 것을 들으셨다. 그를 만나 말씀하셨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그가 대답했다.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37 예수가 말씀하셨다.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그다.”

38 “주님, 믿습니다.”

그가 예수께 절했다.

39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고.”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가운데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다.

“우리도 눈이 먼 것이오?”

41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9장의 구조는 치밀하다. 이야기는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 이웃들의 심문, 바리새파의 심문, 부모의 증언, 두 번째 심문. 눈먼 사람은 심문을 거듭하면서 더 선명한 고백으로 나아간다. 처음에 “예수라는 분”, 그다음 “선지자”, 마지막에 “주님”이라고 부른다. 바리새파는 심문할수록 더 눈이 멀어간다. 본문 전체가 ’진정한 시각’에 관한 것이다 — 육체의 눈이 아니라 누가 예수를 알아보는가.

다음 장 — 선한 목자. 양의 문.




요한복음 10장 — 선한 목자


양의 문

1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다.”

2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다.”

3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이끌어낸다.”

4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뒤에 그 앞에 걸어간다. 양들이 그를 따른다.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다.”

5 “낯선 자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친다.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6 예수가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

7 예수가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일곱 ’에고 에이미’의 세 번째 — “나는 양의 문이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밤에 양들을 가두는 동굴이나 돌담 우리에서 자기 자신이 문이 되어 눕는 경우가 있었다. 문이 따로 없으면 목자가 그 입구에 몸을 뉘였다. 양이 나가려면 목자를 밟아야 했다. 목자는 문이 되었다.

8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9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10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선한 목자

11 “나는 선한 목자다.”

일곱 ’에고 에이미’의 네 번째 — “나는 선한 목자다.” 구약에서 목자는 왕의 이미지였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거짓 목자들 — 자기 이익만 챙기는 왕들 — 을 고발하시고 “내가 친히 내 양 떼의 목자가 되겠다”고 선언하신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예수가 이 이미지를 자신에게 적용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친다.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놓는다.”

13 “그는 삯꾼이기 때문에,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다.”

14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15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16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이것이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본다. 요한복음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를 말한다(4:42). 한 목자, 한 무리 —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 됨에 대한 예언적 선언이다.

17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얻으려고.”

18 “아무도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19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생겼다.

20 그 중 많은 사람이 말했다.

“그는 귀신이 들렸고 미쳤소. 왜 그의 말을 듣소?”

21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오.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열 수 있겠소?”





수전절에서의 논쟁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왔다. 겨울이었다.

수전절(Feast of Dedication · ㉸ 봉헌 축제) — 히브리어로 ‘하누카(Hanukkah)’. 기원전 167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가 성전을 모독하고 제우스 상을 세운 사건 이후, 기원전 164년 마카비 가문이 성전을 탈환하고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8일 절기다. 1, 2 마카비서에 기록. 성경 정경 밖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유대교 전통에서 중요한 명절이다. 예수의 사역에서 세 번의 유월절 외에 이 명절도 등장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이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을 여러 차례 기록한다는 증거다.

23 예수가 성전 솔로몬 행각(Solomon’s Porch)에서 거닐고 계셨다.

24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 속에 두려 하오? 그리스도라면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

25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았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26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27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에고 카이 호 파테르 헨 에스멘)” — 헬라어 ’헨(하나)’은 중성형이다.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것, 하나의 목적, 하나의 본질’을 말한다. 이 한 문장이 4세기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 본문이 되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구절은 예수의 신성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인용되었다. 청중 유대인들은 즉각 신성모독으로 이해했다.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었다. 예수에게 던지려고.

32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어느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이오.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오.”

34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35 “성경은 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면,”

36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7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라.”

38 “그러나 행한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어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도록.”

39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예수가 그들의 손에서 피하셨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40 예수가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 머무르셨다.

41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분에 대해 말한 것은 다 사실이었다.”

42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다음 장 — 베다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왔다. 예수가 이틀을 더 머무신 뒤에 떠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의 병

1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베다니(Bethany · ㉸ 베타니아)의 나사로(Lazarus · ㉸ 라자로)였다. 그의 누이 마리아(Mary)와 마르다(Martha · ㉸ 마르타)의 마을이었다.

2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던 그 사람이었다.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3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4 예수가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5 예수는 마르다와 그 누이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6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왜 이틀을 더 기다리셨는가 —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침묵이다. 나사로는 그 이틀 사이에 죽었다. 예수가 도착했을 때 이미 나흘이 된 상태였다(39절). 유대 전통에서 영혼은 죽은 후 사흘까지는 몸 주변을 맴돈다고 믿었다. 나흘은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죽음의 확정이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

7 이틀 뒤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로 가자.”

8 제자들이 말했다.

“랍비, 유대인들이 방금 전에 선생님을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려 합니까?”

9 예수가 대답하셨다.

“낮이 열두 시간 아닌가? 낮에 걷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10 “그러나 밤에 걷는 사람은 빛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11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12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잠들었다면 나을 것입니다.”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을 자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14 그래서 예수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15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16 그러자 디두모(Didymus)라 불리는 도마(Thomas · ㉸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도 함께 가서 그분과 함께 죽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7 예수가 가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고 거리가 약 십오 스타디온이었다.

19 많은 유대인이 오라버니를 여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었다.

20 마르다는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 나갔다.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21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지금도 주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23 예수가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24 마르다가 말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압니다.”

25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다.”

일곱 ’에고 에이미’의 다섯 번째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교리적 사실로 알고 있었다. 예수는 그 미래의 교리를 현재로 압축한다. “나는 부활이다” — 부활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 앞에 서 있는 인격이라는 선언이다.

26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다가 말했다.

“예, 주님. 주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우시다

28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가서 자기 누이 마리아를 불러 귓속말로 말했다.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빨리 일어나 예수께 갔다.

30 예수가 아직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셨다.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아직 계셨다.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빨리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울려는 것으로 생각하여 따라갔다.

32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와서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3 예수가 그녀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셨다.

34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님, 와서 보십시오.”

35 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가 눈물을 흘리셨다(에다크뤼센 호 예수스)” — 헬라어 원문에서 이것은 신약에서 가장 짧은 절이다. 두 단어. 하나님이 운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분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있는 분이, 그래도 우셨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부활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죽음 자체에 대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슬픔이었다고 읽는다.

36 유대인들이 말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37 그 중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

“눈먼 사람의 눈을 열어준 이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겠는가?”





나사로야, 나오라

38 예수가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굴이었는데 그 앞에 돌이 놓여 있었다.

39 예수가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지금쯤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되었으니까요.”

40 예수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들이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가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42 “아버지가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변에 서 있는 무리를 위해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도록.”

43 이 말씀을 하신 뒤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라!”

44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베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여 있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공회의 결정

45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가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많이 그를 믿었다.

46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알렸다.

4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소.”

48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없앨 것이오.”

49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가야바(Caiaphas · ㉸ 카야파)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는데 말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소.”

51 이 말을 자기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해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52 그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도.

53 그들이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54 그래서 예수가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다니지 않으셨다. 거기서 광야와 가까운 지방으로 가셔서 에브라임(Ephraim · ㉸ 에프라임)이라는 마을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56 그들이 예수를 찾아 성전 뜰에 서서 서로 말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명절에 오지 않겠소?”

5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가 예수를 잡으려고, 그가 어디 있는지 알면 알리라고 명령해 두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요한복음의 절정이자 전환점이다. 가장 큰 표적이 가장 큰 박해를 불러온다. 예수가 죽음을 이기자, 당국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다. 역설이다. 아이러니는 더 깊다 — 나사로를 살린 것이 예수를 죽이게 한다. 한 사람의 부활이 다른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

다음 장 — 종려 주일.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환영한다. 그리고 몇몇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와 말한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베다니에서의 향유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가 베다니로 가셨다.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

2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를 했다.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3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

4 제자 중 하나인,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지 왜 이렇게 낭비하오?”

6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돈 궤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는 것을 빼돌렸다.

7 예수가 말씀하셨다.

“그녀를 내버려두어라.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8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삼백 데나리온 —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일 년치 임금에 가까운 돈이다. 마리아의 낭비 — 혹은 헌신. 이 장면을 두고 여러 복음서의 서술이 미묘하게 다르다. 마태·마가는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한다.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9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가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왔다. 예수만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의했다.

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 입성

12 다음 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중 나가 외쳤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 복되도다!”

14 예수가 어린 나귀를 찾아 타셨다. 기록된 것처럼.

15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의 딸아. 보라, 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16 처음에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가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이 예수에 대해 쓴 것이었음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한 것임을 기억했다.

스가랴 9:9의 성취 — “시온의 딸아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정복한 왕은 말을 탔다. 겸손한 왕은 나귀를 탔다. 제자들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부활 이후에야 기억과 이해가 맞닿았다.

17 예수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18 이 때문에 무리가 마중 나간 것이었다. 예수가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19 바리새파가 서로 말했다.

“보시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요청

20 명절에 예배드리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이 몇 명 있었다.

21 이들이 갈릴리 벳새다 출신 빌립에게 와서 부탁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22 빌립이 가서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씀드렸다.

23 예수가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헬라인들의 등장이 전환점이 된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유대 세계의 경계를 넘어 복음이 퍼질 때가 왔다는 신호다. 예수는 이것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선언한다. ’영광을 받다’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된 표현이다. 이방인이 문을 두드리자마자 예수는 죽음을 향해 돌아선다.

24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 하나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전할 것이다.”

26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을 아버지가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이 시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시간을 위해 여기 왔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

29 거기 서 있던 무리가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30 예수가 대답하셨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31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다.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32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겠다.”

33 예수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나타내며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34 무리가 대답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어올려져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 인자가 누구입니까?”

35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빛이 아직 너희와 함께 있다. 빛이 있는 동안 걸어가거라.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않도록. 어둠 속에서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36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믿어라.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가 떠나 그들에게서 숨으셨다.





믿지 않은 이유

37 예수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어도,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사야가 또 말했기 때문이다.

40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며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41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 것이었다.

42 그러나 지도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다만 바리새파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서 고백하지 않았다.

43 하나님께 받는 칭찬보다 사람에게 받는 칭찬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공개 강화

44 예수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본다.”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도록.”

47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48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 있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49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지를 직접 명령하셨다.”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인 줄 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다.”

다음 장 — 최후의 만찬 전날 밤. 예수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나간다.




요한복음 13장 —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세족식

1 유월절 전날, 예수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실 자기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2 저녁 식사 자리였다.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넘겨주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3 예수가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아셨다.

4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5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7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8 베드로가 말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9 시몬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10 예수가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 외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11 자기를 넘겨줄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다는 아니다”라고 하신 것이었다.

12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한 줄 알겠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맞다. 내가 그렇기 때문이다.”

14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

15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도록 본을 보였다.”

16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다.”

17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세족식 — 발 씻기는 것은 당시 가장 낮은 지위의 종이 하는 일이었다. 유대 전통에서는 히브리 종에게도 발 씻기는 것을 시키지 않았다. 오직 이방인 노예나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교사가 학생의 발을,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셨다. 계급의 역전이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의 성만찬 제정 기사가 없다. 그 자리에 이 세족식이 있다.





유다의 배신 예고

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거슬러 발뒤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다.”

19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20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는 사람은 나를 받는 것이다. 나를 받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는 것이다.”

21 예수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 증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몰랐다.

23 제자들 중 예수가 사랑하시는 한 제자가 예수 품에 기대어 있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익명의 인물이다. 전통은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보아왔다. 그러나 요한복음 어디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 책 자체가 그의 증언으로 끝맺는다(21:24). 익명성은 의도적일 수 있다 — 독자가 그 자리에 스스로를 놓도록.

24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25 그 제자가 예수 가슴에 기대며 물었다.

“주님, 누구입니까?”

26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다.”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27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는 일을 빨리 하여라.”

28 식탁에 앉아 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다.

29 유다가 돈 궤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라는 말씀인 줄 생각했다.

30 유다가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갔다.

밤이었다.

“밤이었다” — 세 글자. 요한복음에서 빛과 어둠의 상징이 여기서 절정에 달한다. 유다가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다. 1:5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의 반대편. 그러나 이 밤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온다.





새 계명

31 유다가 나간 뒤 예수가 말씀하셨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32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친히 인자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곧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33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잠시뿐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말한다.”

34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새 계명” — 구약에 사랑의 명령이 없는 것이 아니다. 레위기 19:18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의 명령이 새로운 것은 그 기준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자신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십자가로 표현된다.





베드로의 부인 예고

36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37 베드로가 말했다.

“주님,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38 예수가 대답하셨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다음 장 — 고별 강화가 시작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 집에 많은 거처가 있다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한 곳을 마련하러 간다.”

3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겠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도록.”

4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는 안다.”

5 도마가 말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6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일곱 ’에고 에이미’의 여섯 번째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셋이면서 하나. 길은 방향이고, 진리는 내용이고, 생명은 목적이다. 길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진리가 없으면 무엇이 실재인지 모른다. 생명이 없으면 도달해도 아무것도 없다.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알고 보았다.”

8 빌립이 말했다.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9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적어도 그 일들을 보고 믿어라.”

12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14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보혜사를 보내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παράκλητος, 파라클레토스)” — 곁에서 부르는 자, 중재자, 변호인, 위로자, 조력자. 라틴어로 ‘콤포르타토르(위로자)’. 법정 용어로는 변호사에 해당한다. 요한복음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 유일한 신약 책이다. 요한일서 2:1에서 예수 자신이 파라클레토스로 불린다. “다른 보혜사” — 예수가 첫 번째 보혜사라는 뜻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19 “조금 뒤에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기 때문에 너희도 살 것이다.”

20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21 “내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가 사랑하실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22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Judas)가 말했다.

“주님, 어떻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려 하십니까?”

23 예수가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다.”

24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그 말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다.”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이것들을 말해 두었다.”

26 “그러나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

27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처럼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28 “내가 ’나는 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29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너희에게 말해 두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도록 하려는 것이다.”

30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31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다음 장 —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와 가지

1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일곱 ’에고 에이미’의 일곱 번째 — “나는 참 포도나무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 이사야 5:1-7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심으셨지만 쓴 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신다. 시편 80:8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옮겨온 포도나무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규정하면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했지만 되지 못한 것을 자신이 완성한다고 선언한다.

2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찍어내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이 손질하신다.”

3 “너희는 이미 내가 말한 말로 인해 깨끗하다.”

4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5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내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가지처럼 밖으로 버려져 시들어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른다.”

7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를 위해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사랑 안에 머물어라

9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 사랑 안에 머물어라.”

10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게 된다.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11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12 “내 계명은 이것이다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13 “자기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15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남아 있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도록.”

17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상의 미움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20 “내가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죄에 대해 변명할 것이 없다.”

23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다.”

24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고도 미워했다.”

25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진리의 영이 증언하신다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27 “너희도 증언할 것이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 — 고별 강화의 마지막. 보혜사가 오실 것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선언.




요한복음 16장 —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박해를 예고하시다

1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3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해 두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말한 것이 기억나도록.”

“처음에 이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보혜사의 사역

5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너희 중 아무도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묻지 않는다.”

6 “내가 이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슬픔이 너희 마음에 가득 찼다.”

7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8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9 “죄에 관해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10 “의에 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11 “심판에 관해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이다.”

12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직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

13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올 것들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14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했다.”

성령의 역할 — 요한복음 14-16장에서 보혜사(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상세하게 전개된다. 성령은 예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14:26), 예수를 증언하고(15:26), 세상을 책망하고(16:8), 모든 진리로 이끌며(16:13),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16:14). 성령의 사역은 독립적이지 않다 — 예수를 가리키고, 예수의 말을 전달하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





슬픔이 기쁨으로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조금 뒤에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17 제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서로 말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뒤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는 말씀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

18 “그분이 하시는 ’조금’이 무슨 말씀이신가?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19 예수가 그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뒤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는 말에 대해 서로 묻고 있느냐?”

20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고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프겠지만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21 “여인이 출산할 때는 때가 왔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22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슬프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뻐지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23 “그 날에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24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25 “내가 이것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때가 온다.”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27 “아버지가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28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다.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29 제자들이 말했다.

“보십시오,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쓰지 않으십니다.”

30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아무도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으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31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각자 자기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이미 왔다.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33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에고 네니케카 톤 코스몬)” — 완료형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요한복음의 언어 구조 안에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이루었다”(19:30)가 이 선언의 완성이다.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세상이 지는 순간이다.

다음 장 —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신다. 자신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후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해.




요한복음 17장 —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신을 위한 기도

1 예수가 이 말씀들을 하신 뒤 눈을 하늘을 향해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2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육체에 대한 권한을 주셨으니,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해 주십시오.”

3 “영원한 생명은 이것입니다 — 오직 참되신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 “나는 아버지가 내게 하도록 주신 일을 완성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5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17장 — 요한복음의 정점이다. 예수의 기도가 이처럼 긴 형태로 기록된 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여기뿐이다. 신학자들은 이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불러왔다 — 히브리서가 묘사하는 중재자 대제사장의 역할(히 7:25)이 이 기도에서 실천된다. 기도는 세 구조로 나뉜다: 자신을 위한 기도(1-5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6-19절),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기도(20-26절).





제자들을 위한 기도

6 “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7 “이제 그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8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9 “내가 그들을 위해 구합니다. 세상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11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멸망의 자식 말고는.”

13 “지금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4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5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17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18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19 “나는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 히브리어 ’카다쉬(거룩하게 하다)’는 구별하다, 따로 세우다는 뜻이다. 거룩함은 도덕적 완전함이 먼저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구별됨이 먼저다. 예수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구별하여) 한다는 말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를 위한 기도

20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합니다.”

21 “아버지여,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도록.”

22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23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24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이 보도록.”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26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고 앞으로도 알릴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17장의 울림 — 이 기도는 예수가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이지만 누군가가 들어 기록했다.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다. 이 기도는 예수의 관심이 열두 제자에서 “그들의 말을 통해 나를 믿을 사람들”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을 초월한 기도다 — 예수가 2천 년 전에 지금 읽는 독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구조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 교회 분열과 갈등이 극심한 시대마다 이 구절이 새롭게 울린다. 일치는 동일함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방식의 일치 — 위격적 구별이 있으나 본질적 일체. 이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일치다.

다음 장 — 겟세마네. 체포. 베드로의 부인.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요한복음 18장 —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체포

1 예수가 이 말씀들을 다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Kidron · ㉸ 케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 동산이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2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자주 모이셨기 때문이었다.

3 유다가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에게서 받은 성전 경비원들을 데리고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거기 왔다.

4 예수가 자기에게 일어날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나가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5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예수.”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에고 에이미).”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6 예수가 “내가 그다”라고 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

“내가 그다(에고 에이미)” — 요한복음에서 이 두 단어가 다시 등장한다. 체포 현장에서 예수가 자신을 밝히실 때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쓰러졌다.” 이 반응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는 장면과 같은 패턴이다. 체포하러 온 자들이 무릎을 꿇었다. 역설이다. 예수는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시는 것이다.

7 예수가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8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그라고 말했다.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어라.”

9 이것은 예수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10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Malchus · ㉸ 말쿠스)였다.

11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안나스 앞에서

12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13 먼저 안나스(Annas · ㉸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그가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기 때문이었다.

14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조언한 사람이었다.

15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갔다.

16 베드로는 문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17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아니다.”

18 날이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원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20 예수가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했다.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숨어서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21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22 예수가 이 말씀을 하시자 옆에 서 있던 경비원 하나가 예수의 뺨을 치며 말했다.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느냐?”

23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했다면 그 잘못을 증언해라. 잘 말했다면 왜 나를 치느냐?”

24 안나스가 예수를 여전히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베드로의 부인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들이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아닙니까?”

그가 부인했다.

“아니다.”

26 대제사장의 종 중 하나인, 베드로가 귀를 벤 사람의 친척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동산에서 그와 함께 보지 않았소?”

27 베드로가 다시 부인했다.

그 즉시 닭이 울었다.





빌라도 앞에서

28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빌라도(Pilate)의 관저로 데려갔다.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 자신은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29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물었다.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발을 하시오?”

30 그들이 대답했다.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겠습니까?”

31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그를 데려가서 당신들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32 예수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나타내며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33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오?”

34 예수가 대답하셨다.

“이것이 당신 자신이 하는 말이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당신에게 한 말이오?”

35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유대인이오? 당신 민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내게 넘겼소. 당신이 무슨 일을 했소?”

36 예수가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니오.”

37 빌라도가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오?”

예수가 대답하셨다.

“왕이라고 당신이 말하고 있소.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태어났고 진리를 증언하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음성을 듣소.”

38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39 “유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너희에게 풀어주는 관례가 있소.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풀어줄까요?”

40 그들이 다시 외쳤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Barabbas · ㉸ 바라빠)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강도였다.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오?” — 이 질문에 빌라도는 답을 기다리지 않는다. 방금 진리 앞에 서 있었다. 그 진리는 말했다 —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음성을 듣소.” 빌라도는 듣지 않았다. 혹은 들었지만 나갔다.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질문 중 하나가 답을 기다리지 않은 채 끝났다.

다음 장 — 가시 면류관. 채찍. “보라, 이 사람이다.” 골고다. 십자가.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 이루었다


채찍과 가시 면류관

1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2 군인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혔다.

3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그를 뺨으로 쳤다.

4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가 이 사람을 당신들에게 데려나오겠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5 예수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왔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보라, 이 사람이다(에체 호모).”

“보라, 이 사람이다(Ecce Homo)” — 라틴어로 그 이후 서양 미술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장면이 되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조롱당한 채 내보내며 동정심을 유발해 석방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 말은 다른 무게를 가진다 — “이 사람”은 1:30의 “내 뒤에 오시는 이”, 4:29의 “내가 한 일을 모두 말해준 이”와 같은 구조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선언하고 있다.

6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원들이 예수를 보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7 유대인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

9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디서 왔소?”

예수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10 빌라도가 말했다.

“내게 말하지 않겠소?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는 것을 모르시오?”

11 예수가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소.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긴 사람의 죄가 더 크오.”

12 이 말을 들은 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 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왕이라 자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황제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가서 가바다(Gabbatha)라 하는 곳(히브리어로는 가바다, 돌을 깐 뜰)에서 재판 자리에 앉았다.

14 그때는 유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보라, 당신들의 왕이오.”

15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황제 외에 왕이 없습니다.”

16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겼다.

“유월절 준비일 낮 열두 시” — 이 시각은 성전에서 유월절 어린 양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때였다. 요한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각을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시각과 일치시킨다. 1:29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연결된다. 의도적 구성이다.





골고다

17 그들이 예수를 데리고 갔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곳(Golgotha · ㉸ 골고타) —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는 곳 — 으로 나가셨다.

18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두 사람도 예수의 양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는 가운데 있었다.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20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다.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여 있었다.

21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 자신이 말했다고 쓰시오.”

22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쓴 것은 쓴 것이오.”





십자가 아래에서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넷으로 나누어 군인마다 한 몫씩 가졌다. 그리고 속옷도 가졌는데, 그것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이음새가 없었다.

24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다.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것이 될지 제비를 뽑자.”

이것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 예수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인 글로바(Clopas · ㉸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Magdala · ㉸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26 예수가 그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27 그리고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분이 네 어머니다.”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루었다

28 그 뒤 예수가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다.

“내가 목마르다.”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그들이 신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우슬초에 달아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 예수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뒤 말씀하셨다.

“이루었다(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을 내놓으셨다.

“이루었다(Τετέλεσται, 테텔레스타이)” — 헬라어 완료형이다. 단순히 “끝났다”가 아니다. 완성됐다,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1세기 그리스 세계에서 이 단어는 상업 영수증에 도장처럼 찍히는 어휘였다 — “지불 완료(Paid in Full).” 요한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부채가 탕감되었다는 선언이다. 첫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 한 단어로 완성된다.





창으로 찌르다

31 그날은 준비일이었다.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남아 있지 않도록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32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33 예수에게 와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34 그러나 군인 중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곧 피와 물이 나왔다.

35 이것을 본 사람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도 믿도록.

36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라고 했다.

“피와 물” — 이 두 요소에 대한 신학적 해석은 다양하다. 의학적으로는 흉강 내 출혈과 흉막 삼출액이 터진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신학적으로 초대 교부들은 물을 세례로, 피를 성만찬으로 읽었다. 요한일서 5:6-8에서 요한은 “물과 피와 영”이 증언한다고 한다. 이 장면은 요한 전통에서 중요한 상징적 무게를 가진다.





장사

38 그 뒤 아리마대(Arimathea · ㉸ 아리마태아) 사람 요셉(Joseph)이 —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예수의 제자였다 —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빌라도가 허락했다. 그가 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

39 전에 밤에 예수에게 왔던 니고데모도 왔다.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40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베로 쌌다.

41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42 그들이 거기에 예수를 모셨다.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었고, 그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니고데모 — 3장에서 밤에 몰래 왔던 사람이다. 7장에서 공의회에서 조용히 예수를 변호한 사람이다. 이제 공개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타났다. 백 리트라의 향품 — 왕의 장례에 쓰이는 양이었다. 니고데모의 마지막 등장에는 이름표가 없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온다.

다음 장 — 사흘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돌이 옮겨져 있었다.




요한복음 20장 —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빈 무덤

1 주간의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2 그녀가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말했다.

“누군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을 향해 갔다.

4 둘이 함께 달렸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5 몸을 숙여 들여다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다.

6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 와서 무덤 안에 들어갔다.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7 그리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어 있었다.

8 그러자 먼저 무덤에 이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보고 믿었다.

9 아직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

10 제자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수건이 “따로 한 곳에 개어” 있었다 — 이 세부 묘사를 두고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일부는 시신 도굴자라면 수건을 따로 개어놓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텍스트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본 제자가 믿었다고 한다. 무엇을 보았는가 — 그것을 텍스트는 묘사하지 않는다. 믿음은 사진이 아니라 실재의 흔적에서 시작된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12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곳에 앉아 있었다.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발 쪽에.

13 그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14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봤다. 예수가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15 예수가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왜 울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 당신이 그분을 옮겨놓았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16 예수가 말씀하셨다.

“마리아야!”

그녀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말했다.

“랍오니(Rabboni)!”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17 예수가 말씀하셨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18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다.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들을 전했다.

막달라 마리아 — 빈 무덤의 첫 목격자,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본 사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린 사람. 공관복음도, 요한복음도 모두 이 사실을 기록한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복음서는 모두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한다. 후대에 이를 창작했다면 남성 증인을 내세웠을 것이다. 역사가들은 이 점을 부활 전승의 진정성 논거 중 하나로 보기도 한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19 그날 — 주간의 첫날 — 저녁이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다.

예수가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21 예수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를 붙들면 붙들린 것이다.”

“숨을 불어넣으시며” — 창세기 2:7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과 같은 동사다(에네퓌세센). 첫 창조에서 생명을 준 방식으로 새 창조가 시작된다. 성령을 받는 것은 새로운 탄생이다 — 3장의 “다시 태어나야 한다”가 여기서 실현된다.





도마

24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도마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손에서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소.”

26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27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어라.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28 도마가 대답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9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호 퀴리오스 무 카이 호 테오스 무)” — 요한복음의 절정이다. 처음에 “나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1:1 “말씀은 하나님이셨다”에서 시작된 고백이 20:28에서 육성으로 완성된다. 처음과 끝이 맞닿는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 이 축복은 독자를 향한 것이다. 도마는 보았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믿는 사람 —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가 그들을 위해서다(31절).





이 책을 쓴 이유

30 예수가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다.

31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믿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 요한복음 자체가 그 목적을 명시한다. 선택된 기록이다. 모든 것을 담지 않았다. 이 표적들, 이 말씀들 — 독자가 믿고 생명을 얻도록 선별된 것들이다. 요한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 하나가 된 것은 이 의도가 2천 년을 버텨온 결과다.

다음 장 — 갈릴리 해변. 새벽. 숯불. 물고기.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 내 양을 먹이라


갈릴리 해변의 새벽

1 그 뒤 예수가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나타나신 모습은 이렇다.

2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갈릴리 가나(Cana) 출신 나다나엘, 세베대(Zebedee · ㉸ 제베대오)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3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4 날이 밝아올 때 예수가 해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5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아,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6 예수가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들이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당겨올릴 수가 없었다.

7 예수가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8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왔다. 육지에서 약 이백 규빗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

9 육지에 내리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였고 빵도 있었다.

숯불 — 요한복음에서 “숯불(안트라키아)”은 딱 두 번 등장한다. 18:18,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던 그 숯불. 그리고 여기. 같은 단어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연결한다.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그 추운 밤의 숯불 앞으로, 예수가 베드로를 다시 데려온다.

10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다.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였다. 이렇게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백쉰세 마리 — 이 숫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4세기 교부 히에로니무스(Jerome)는 당시 알려진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었다고 하며 이것이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고 했다. 수학적 해석도 있다 — 153 = 1 + 2 + 3 + … + 17. 그러나 요한복음이 숫자를 단순히 사실로 기록했을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확한 숫자가 기억된다는 것은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표시다.

12 예수가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당신이 누구십니까?”라고 감히 묻지 않았다. 주님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13 예수가 와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14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것이 세 번째였다.





베드로의 회복

15 그들이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예수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16 예수가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들을 돌봐라.”

17 세 번째로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가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자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가 말했다.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세 번의 질문 —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18장). 예수가 세 번 묻는다. 같은 숫자. 숯불 앞에서. 세 번의 부인이 세 번의 사랑 고백으로 덮인다. 그러나 헬라어를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 처음 두 번 예수는 ’아가파오(아가페적 사랑)’로 묻고, 베드로는 ’필레오(우정의 사랑)’로 답한다. 세 번째에 예수가 ’필레오’로 내려온다. 예수가 베드로의 언어로 묻는다. 베드로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다. 강요가 아니라 만남이다.

18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으면 네 손을 내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네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신 것이었다. 이것을 말씀하신 뒤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시는 제자

20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만찬 자리에서 예수의 가슴에 기대며 “주님,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던 그 사람이었다.

21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2 예수가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한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23 그래서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형제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는 그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기를 내가 원한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것이었다.





마지막 증언

24 이것들을 증언하고 이것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우리는 안다.

25 예수가 하신 일들이 또 많이 있다.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1장의 위치 — 다수의 학자들이 이 장을 요한복음의 후기(後記)로 본다. 20:30-31이 책의 자연스러운 결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장은 모든 사본에 포함된다. 결말 없이 끝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 베드로의 회복, 사랑하는 제자의 증언. 어쩌면 이것은 결말을 위한 부록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열린 결말이다. 마지막 문장은 책의 끝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끝이 없음을 말한다. “세상이라도 담을 수 없다.”

요한복음의 구조와 신학 — 태초의 말씀에서 시작해 갈릴리 해변의 아침 식사로 끝난다. 가장 높은 신학(“말씀이 하나님이셨다”)이 가장 일상적인 장면(“와서 아침을 먹어라”)으로 마무리된다. 이것이 성육신이다 — 가장 신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 안에 거한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세 번 묻는다. “나를 사랑하느냐?” 교리나 업적이나 과거의 충성심이 아니라, 오직 사랑이 기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의 유일한 자격이다.


[image: 사도행전 표지]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 한 운동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졌나.




사도행전 조망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예수의 승천에서 시작해 오순절 성령강림, 베드로의 사역, 스데반 순교, 사울의 회심, 바울의 세 차례 선교 여행, 로마 압송으로 끝난다. 1세기 교회의 첫 30년을 추적한 유일한 역사 자료.


1부 · 예루살렘 (1~12장)

오순절·베드로·스데반·사울 회심



2부 · 이방으로 (13~21장)

바울의 1·2·3차 선교 여행



3부 · 로마로 (22~28장)

체포·재판·항해·로마 도착




사도행전 1장 — 땅끝까지


데오빌로에게, 다시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는 예수가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을 다루었노라.

2 그 날까지 —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신 날까지.

3 고난받으신 후에 그는 자신이 살아 계심을 많은 확실한 증거로 그들에게 나타내셨으니, 사십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 닫히는 곳에서 이 책이 열린다. 같은 저자, 같은 헌정 대상, 같은 이야기가 이어진다.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다. 누가의 두 권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 을 합치면 신약 전체의 27퍼센트를 차지한다. 신약에서 가장 긴 두 책이다.





마지막 명령

4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명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Jerusalem)과 온 유대(Judea · ㉸ 유다)와 사마리아(Samaria)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방 세계로, 마침내 로마로. 28장 전체가 이 한 문장을 펼쳐 보이는 여정이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었고, 예수는 다른 종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승천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2 이에 그들이 올리브(Olive) 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올리브 산 —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전통적인 장소로, 4세기에 기독교인들이 그 자리에 승천 교회를 세웠다. 스가랴 14:4에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다.





다락방 기도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매,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14 이 모든 자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목록은 누가복음 6장의 열두 사도 목록과 거의 같다. 단 한 사람이 빠진다 — 가룟 유다. 그의 빈자리가 이어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





맛디아를 세우다

15 그 무렵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니, 모인 자가 약 백이십 명이더라.

16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David)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Judas)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야 했으니 — 이는 필연이라.

17 이 사람은 우리 수 가운데 들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받았더니라.”

18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왔으니,

19 이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 밭을 그들의 말로 아겔다마(Akeldama · ㉸ 하켈다마), 곧 피밭이라 하더라.

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사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으니.”

21 “이러하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니시던 모든 때에,

22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주 예수의 부활에 우리와 함께 증인 될 사람 하나를 세워야 하리라.”

23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바사바(Barsabbas · ㉸ 바르사빠스)라고도 하고 유스도(Justus · ㉸ 유스토)라고도 하는 요셉(Joseph)과 맛디아(Matthias · ㉸ 마티아)라.

24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이사,

25 유다가 이 직무와 사도의 직분을 저버리고 제 곳으로 간 것을 대신하게 하소서.”

26 두 사람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이에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더라.

제비뽑기 — 구약 시대의 방식이다. 사도행전에서 제비는 이 한 번만 등장한다. 이후 선택은 기도와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다. 맛디아 이후의 제비 기록은 없다. 그가 열두 번째 자리를 채운 뒤, 사도들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다.

열두 — 이스라엘 열두 지파와 평행한다. 열두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은 이 운동이 이스라엘의 완성으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책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가 된다.




사도행전 2장 — 오순절


성령이 임하다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샤부오트, Shavuot) — 유월절 50일 후, 맥추절이라고도 한다. 유대력의 세 순례 절기 중 하나로, 해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출애굽기 전통에서 이날은 시내산 율법 수여를 기념하는 날이었다. 성령이 이날 임한 것은, 옛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날에 새 율법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의 대응이다.

불의 혀 — 출애굽기 3장 모세의 불 타는 떨기나무, 출애굽기 13장 광야의 불 기둥을 연상시킨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다. 혀는 말하는 것, 증언하는 것을 가리킨다.





각 나라의 언어로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Galilee · ㉸ 갈릴래아) 사람이 아니냐?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 우리는 바대(Parthians · ㉸ 파르티아)인과 메대(Medes · ㉸ 메디아)인과 엘람(Elamites)인과 메소보다미아(Mesopotamia · ㉸ 메소포타미아)와 유대(Judea · ㉸ 유다)와 갑바도기아(Cappadocia · ㉸ 카파도키아)와 본도(Pontus · ㉸ 폰토스)와 아시아(Asia)에 사는 자와,

10 브루기아(Phrygia · ㉸ 프리지아)와 밤빌리아(Pamphylia · ㉸ 팜필리아)와 애굽(Egypt · ㉸ 이집트)과 구레네(Cyrene · ㉸ 키레네) 근방의 리비아(Libya)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Crete · ㉸ 크레타)인과 아라비아(Arabia)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방언(글로싸, γλῶσσα) — 이 단어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의 중심이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인들이 자국어로 알아들은 실제 언어였다. 반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통역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말한다. 이 두 현상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현재까지 학자들이 다르게 읽는다.





베드로의 첫 설교

14 베드로(Peter)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Joel)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라. 이것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으니라.

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29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어도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삼천 명이 돌아오다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40 베드로가 이 외에도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삼천 명 — 이 숫자는 출애굽기 32장을 의식적으로 뒤집는다. 황금 송아지 사건 때 레위 자손이 삼천 명을 칼로 죽였다. 오순절에는 삼천 명이 죽음이 아닌 세례로 더해졌다. 옛날 율법의 날에 죽은 삼천, 성령의 날에 살아난 삼천.





첫 공동체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움이 생기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단락은 이상적인 공동체의 그림이다. 누가가 이 공동체를 이상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지는 학자들이 다르게 본다. 다만 이 그림은 뒤의 아나니아·삽비라 이야기(5장)와 대비를 이룬다. 이상과 균열이 사도행전의 긴장을 만든다.




사도행전 3장 — 미문의 앉은뱅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1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John)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미문(Beautiful Gate · ㉸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혀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언가 받을까 하여 바라보는지라.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 그인 줄 알았으니, 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가득 찼더라.

미문 — 성전 뜰로 통하는 동쪽 문.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불렸다. 구리로 만든 거대한 문으로, 고대 자료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화려한 문이었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그 화려한 문 앞에서 구걸하며 일생을 살았다. 그가 처음으로 걸어 들어간 곳이 그 문 안이었다.





베드로의 설교 — 솔로몬 행각에서

11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는지라. 모든 백성이 매우 놀라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달려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무슨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하였느니라.

18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자기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첫 번째와 구조가 같다. 이스라엘의 역사 — 조상과의 언약 — 예수의 죽음과 부활 — 회개의 촉구. 그러나 이 설교에는 결정적인 추가가 있다. “너희에게 먼저” — 이방인은 아직 멀다. 사도행전은 이 ’먼저’가 어떻게 깨지는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도행전 4장 — 산헤드린 앞에서


체포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Sadducees · ㉸ 사두가이파)들이 이르러,

2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하여,

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공회 앞에서

5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 대제사장 안나스(Annas · ㉸ 한나스)와 가야바(Caiaphas · ㉸ 가야파)와 요한(John)과 알렉산더(Alexander · ㉸ 알렉산드로)와 무릇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13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랍게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5 그들을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지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18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1 공회가 백성을 인하여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이라.

22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학문 없는 범인” — 원어로 ‘아그람마토이(ἀγράμματοι)’와 ’이디오타이(ἰδιῶται)’. 율법 교육을 받지 않은, 즉 랍비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산헤드린은 그들의 배경을 경멸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것이 누가가 힘주어 전하는 아이러니다.





공동체의 기도

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24 그들이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28 하나님의 손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 주여, 지금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한마음 한뜻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 구브로(Cyprus · ㉸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족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Barnabas · ㉸ 바르나바)라 불렀으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

37 그가 밭이 있으매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 그는 13장에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핵심 인물이 된다.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는 행동 하나로 소개된다. 그 소개 바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온다. 같은 행동, 다른 마음이 만드는 대비다.




사도행전 5장 —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의 값

1 아나니아(Ananias)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Sapphira · ㉸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거늘,

8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9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10 삽비라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7장의 아간(Achan · ㉸ 아칸) 이야기와 구조가 같다. 아간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금지된 물건을 몰래 감추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저주를 불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공동체에 거짓을 들여왔다. 둘 다 즉각 죽음이 따랐다. 누가는 이것을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경고로 기록했다. 공동체의 순수성은 폭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처음부터 발붙일 수 없을 때 지켜진다.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재산을 전부 내놓지 않아서가 아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팔기 전에도 네 것,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죄는 드린 것을 전부 드린 것처럼 속인 것이다. 거짓이 문제였다.





사도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다

12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였으며,

16 예루살렘 근처 수다한 성읍으로부터도 백성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두 번째 체포와 천사의 석방

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 즉 사두개인의 당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18 사도들을 잡아 공중 감옥에 가두었더니,

19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 이르되,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21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도들을 잡으러 옥에 사람을 보내니,

22 부하들이 갔다가 옥중에서 그들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23 이르되 “우리가 옥문이 잠기고 간수들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 아무도 없더이다.”

24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 어떤 이가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26 이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붙들어 오되 백성에게 돌을 맞을까 두려워하여 강제로 아니하였더라.





공회의 딜레마 — 가말리엘의 조언

27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에 너희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3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격분하여 사도들을 없이하려 할새,

34 바리새인(Pharisees · ㉸ 바리사이파)으로서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Gamaliel · ㉸ 가믈리엘)이라 하는 자가 공회에서 공경을 받는 자라,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6 이전에 드다(Theudas · ㉸ 테우다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사백 명이나 따랐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37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Galilee · ㉸ 갈릴래아)의 유다(Judas)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40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음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말리엘 —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한 사람. 힐렐 학파의 수장으로, 이후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스승으로 언급하는 인물이다. 그의 조언은 실용적이다 —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는 논리. 그러나 그의 논리는 모든 박해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다. 채찍질 이후에도 사도들이 기뻐했다는 마지막 문장이 이 장 전체의 핵심이다.




사도행전 6장 — 일곱 집사


불평과 해결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지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는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기 때문이라.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Stephen · ㉸ 스테파노)과 빌립(Philip · ㉸ 필리포스)과 브로고로(Prochorus · ㉸ 프로코로), 니가노르(Nicanor · ㉸ 니카노르), 디몬(Timon · ㉸ 티몬), 바메나(Parmenas · ㉸ 파르메나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Antioch · ㉸ 안티오키아) 사람 니골라(Nicolas · ㉸ 니콜라오)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헬라파와 히브리파 — 디아스포라(분산된 유대인)와 팔레스타인 토박이 유대인의 구분이다. 헬라파는 그리스어를 모어로 쓰고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다. 이 균열은 언어와 문화에서 오는 것이었다. 교회의 첫 내부 갈등이 재산이나 신학이 아니라 과부 구제의 형평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일곱 집사의 이름은 대부분 그리스어 이름이다 — 빌립,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스데반도 그리스어 이름(Stephanos, 면류관)이다. 해결책이 헬라파 측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향으로 기울었다. 또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개종자다 — 이방인이 처음으로 교회 직분을 받은 기록이다.





스데반, 논쟁에 들어서다

8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리버디노(Freedmen · ㉸ 해방된 자들)라 하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10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 사람들을 매수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그를 잡아 공회에 끌어다가,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이다.

14 그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집사로 세워졌지만, 그가 한 일은 접대와 구제뿐이 아니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회당에서 논쟁했다. 그를 반대한 무리가 동원한 것은 거짓 증인이었다 — 예수의 재판 때와 같은 방법이다. 스데반 이야기는 예수의 수난 서사를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사도행전 7장 — 스데반의 순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다

1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 일이 그러하냐?”

2 스데반이 이르되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Haran)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Mesopotamia · ㉸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 그러나 여기서 그에게 발붙일 만큼이라도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아직 자식도 없을 때에 그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6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자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백 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라.’

7 ‘또 그들을 부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으므로,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째 날에 할례를 베풀었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열두 족장을 낳으니라.”

9 “족장들이 요셉(Joseph)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사 애굽 왕 바로(Pharaoh · ㉸ 파라오) 앞에서 은혜와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세워 애굽과 자기 온 집안을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니라.”

11 “온 애굽과 가나안(Canaan)에 흉년과 큰 환난이 와서 우리 조상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므로,

12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 두 번째 갔을 때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워지고 요셉의 친척이 바로에게 알게 되었으며,

14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청하니 일흔다섯 명이요.”

15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돌아가시매,

16 세겜(Shechem · ㉸ 스켐)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Shechem · ㉸ 스켐)에서 하몰(Hamor · ㉸ 하모르)의 아들들에게 은을 주고 사온 무덤에 장사되니라.”

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울수록 백성이 애굽에서 늘어나고 많아지더니,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더라.

19 그가 우리 족속을 괴롭게 하고 조상들을 핍박하여 그 아이들을 내버려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20 “이 때에 모세(Moses)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지라. 그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기르더니,

21 내버린 바 되었을 때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더라.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 “나이 사십 세가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마음이 나더니,

24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를 보호하여 애굽 사람을 쳐서 학대 받는 사람의 원한을 갚아 주었더니.”

25 “그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그 형제들이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26 이튿날 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여러분은 형제인데 어찌하여 서로 해치려 하느냐?’ 하니,

27 이웃에게 해 끼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28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하니,

29 모세가 이 말로 인하여 피하여 미디안(Midian) 땅에서 나그네 되어 두 아들을 낳으니라.”

30 “사십 년이 찬 후에 시내 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매,

31 모세가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살펴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음성이 있어 이르되,

32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두려워 감히 살피지 못하더라.”

33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34 내가 분명히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그 탄식하는 것을 듣고 그들을 건지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조상들은 거부했다

35 “이 모세는 그들이 부인하여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던 그 사람이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중에서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그를 통치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으니,

36 이 사람이 그들을 이끌어 내어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 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워 주시리라’ 말한 모세도 이 사람이라.”

38 “그가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어 시내 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있었으며 산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었으나,

39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여 마음으로 애굽을 향하여 돌이켜,

40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온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여,

41 그 때에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즐거워하니,

42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사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으니, 이것은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여 주신 모양을 따라 만든 것이라.

45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받아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방 나라들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나라들을 쫓아내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앞에서 들여보내셨느니라. 이것이 다윗(David) 때까지 이르니,

46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여 달라고 구하였으나,

47 집을 지은 것은 솔로몬(Solomon)이라.”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49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냐?

50 이것들은 다 내 손이 만들었으니라.’”





돌에 맞아 죽다

51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이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죽인 자가 되었느니라.

53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Saul)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평행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듯이,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다. 예수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했듯이,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다. 처음 순교자는 주님의 죽음을 그대로 살았다.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다.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는 청년으로. 그는 이 죽음의 목격자이자 동조자였다. 그 청년이 이후 신약에서 가장 많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된다.




사도행전 8장 —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


사울의 핍박, 복음의 확산

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더라.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구절이 9장 회심 이전의 사울을 가장 선명하게 묘사한다. “잔멸(εlympεria, λυμαίνω)” — 짐승이 먹잇감을 망가뜨리듯이 라는 뜻이다. 그러나 박해는 역설적으로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밀어냈다. 씨앗이 밟힐수록 더 멀리 퍼진다.





빌립과 사마리아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Philip · ㉸ 필리포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 성에 시몬(Simon)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 전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위대한 자라 하니,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하더라.

11 그들이 그에게 주의를 기울인 것은 그 마술로 오랫동안 놀라게 하였음이러니,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다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18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20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1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아니하니 이 일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도 없느니라.

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까 하노라.

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들이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소서.”

시몬의 이름에서 ’시몬 행위(Simony)’라는 단어가 나왔다 — 교회 직분이나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중세 교회의 가장 큰 부패 중 하나였다. 이 한 장면이 기독교 역사에서 오래된 논쟁의 원점이 되었다.





에티오피아 내시

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Gaza · ㉸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Candace · ㉸ 칸다케)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 중에 그의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Isaiah)의 글을 읽더라.

29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 이르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수레에 올라와 함께 앉으라 청하니,

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그가 도살자 앞에 양처럼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히 있음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니라.

33 그 굴욕으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설명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34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선지자가 이 말씀을 누구에 관하여 하였는지 내게 이르소서. 자기에 관한 것이니이까, 다른 이에 관한 것이니이까?”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으로 시작하여 예수를 그에게 전도하니,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이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머물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그를 다시 보지 못하고 기쁘게 길을 가더라.

40 빌립은 아소도(Azotus · ㉸ 아조토)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Caesarea · ㉸ 카이사리아)에 이르니라.

에티오피아 내시 —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의 의미는 두 겹이다. 첫째, 그는 이방인이다 (고넬료 이야기가 10장에 오지만, 이 내시도 이방인 세계로 가는 문을 열어 보인다). 둘째, 내시 — 율법 기준으로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다(신명기 23:1). 그러나 이사야 56:3-5에는 “내가 고자들에게 내 집 안에서와 내 성벽 안에서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아들딸보다 낫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다.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세례를 받은 이 내시는, 이사야 56장의 약속을 그 자신이 몸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에티오피아 교회 전통은 이 내시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이 사건을 자신들의 기원으로 삼는다.




사도행전 9장 — 다메섹 도상


사울의 회심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7 사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 예수는 신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이 짧은 문장이, 사도행전 전체의 신학 중 하나를 담고 있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서 옷을 지키던 청년이, 이제 도상에서 멈추어 선다.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에 세 번 기록된다 — 9장(누가의 서술), 22장(유대인 무리 앞 사울의 변호), 26장(아그리파 왕 앞 바울의 변호). 세 번의 서술이 세부 사항에서 약간 다르다. 그 차이들이 각 청중을 향한 설득 전략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다

10 다메섹에 아나니아(Ananias)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느니라.”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15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3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함께 꾀하더니,

24 그 계략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지라.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가마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 내리더라.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들 그를 두려워하여 제자인 줄 믿지 아니하니,

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전하니라.

28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29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말하며 변론하니, 그들이 죽이려 하거늘,

30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랴(Caesarea · ㉸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Tarsus · ㉸ 타르수스)로 보내니라.

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애니아와 다비다

32 베드로가 각처로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33 거기서 애니아(Aeneas · ㉸ 에네아스)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팔 년이나 되었더라.

34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가 곧 일어나니,

35 룻다(Lydda · ㉸ 리다)와 사론(Sharon)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 욥바에 다비다(Tabitha · ㉸ 타비타)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Dorcas · ㉸ 도르카)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38 룻다(Lydda · ㉸ 리다)가 욥바(Joppa · ㉸ 야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청하되 “지체 말고 우리에게 와 달라” 하니.

39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다락으로 데리고 가니, 모든 과부가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40 베드로가 모든 사람을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거늘,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녀가 산 것을 보이니,

42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43 베드로가 욥바에서 피장 시몬(Simon)의 집에서 여러 날 있으니라.

다비다(아람어) = 도르가(그리스어) = 가젤(영어). 욥바 공동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가 만든 옷들을 들어 보이는 장면에 담겨 있다. 옷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한 행동의 증거였다. 베드로는 모두를 내보내고 혼자 기도했다 — 예수가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같은 방식이었다.




사도행전 10장 — 고넬료


백부장의 환상

1 가이사랴에 고넬료(Cornelius · ㉸ 코르넬리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이탈리아)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구시쯤 에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 이제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그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유하는데 그 집이 바닷가에 있느니라.”

7 고넬료가 천사의 말씀을 전하는 이를 보낸 후 두 하인과 자기의 부하 병졸 중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 이 일을 다 일러 그들을 욥바로 보내니라.





베드로의 환상

9 이튿날 그들이 욥바 시에 가까이 오고 베드로가 오전 십이시쯤에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

10 시장하여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에 홀연히 황홀하여,

11 하늘이 열리며 무언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워지는 것을 보니,

12 그 속에는 땅에 사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더라.

13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14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다.”

15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지더라.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경계선 중 하나였다.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 같은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환상은 음식법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방인을 “속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 — 17절에서 그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라고 속으로 의심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17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며 속으로 의심하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18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서 유하느냐?” 물어보니,

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며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22 그들이 이르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가 지시하기를 당신을 청하여 그 말을 들으라 하였나이다.”

23 베드로가 청하여 그들을 맞아들이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 욥바에 있는 형제들 중 몇 명이 베드로와 동행하더라.

24 다음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들을 기다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두었더라.

25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러 절하거늘,

26 베드로가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27 더불어 이야기하며 들어가 많이 모인 사람을 보고,

28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므로,

29 부름을 받고 거리끼지 아니하고 왔노라. 청하건대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내게 말하라.”

30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에 제구시쯤에 내 집에서 기도하더니, 홀연히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서,

31 이르되 ’고넬료야, 네 기도가 들리었고 네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32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유하리라’ 하셨기로,

33 즉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당신이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에게도 부어진 성령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35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 “우리는 그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먹고 마신 우리에게 하셨느니라.

42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46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47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48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명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인 첫 세례의 순서가 뒤집어졌다 — 세례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였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세례를 주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15장) 논쟁의 핵심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먼저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도행전 11장 — 안디옥


베드로의 보고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 베드로가 차례로 그들에게 설명하여 이르되,

5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를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 이르거늘,

6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사는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9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0 “이런 일이 세 번 있고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올려져 갔느니라.

11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있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자라.

12 성령이 내게 그들과 함께 가서 의심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13 “그가 천사가 자기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욥바에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하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변호는 환상을 재서술하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논점을 신학에서 사실로 이동시켰다 —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나는 막을 수 없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긍했다. 그러나 이 수긍이 영원하지 않았다 —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다시 이방인과 먹는 문제로 흔들린다.





안디옥 —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19 그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Phoenicia · ㉸ 페니키아)와 구브로(Cyprus · ㉸ 키프로스)와 안디옥(Antioch · ㉸ 안티오키아)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Cyrene · ㉸ 키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크리스티아노이, Χριστιανοί)” — 안디옥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었다. 원래는 외부에서 그들을 부르던 이름이다 — 아마도 비아냥이나 조롱의 뉘앙스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당파들”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 외부인의 별명이 정체성이 되었다. 최초의 사용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안디옥이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 이 이름은 이방인 세계에서 태어났다.

안디옥(현재 터키 남부 안타키아) — 당시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였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이었다. 이 도시가 이방 선교의 실질적인 근거지가 된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근 구제를 전달하다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Agabus)라 하는 자가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Claudius · ㉸ 클라우디우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편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기근 구제 —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다. 이방인 배경의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경계를 넘는 연대다. 바울의 편지들에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금은 이방 교회가 유대 교회에 진 영적 빚을 갚는 의미로 이해된다(로마서 15:27). 안디옥의 구제는 그 긴 관계의 시작이었다.




사도행전 12장 — 헤롯의 칼과 천사의 쇠사슬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히다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James)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이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 잡아서 옥에 가두어 군인 사형 명이 지키게 하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의 죽음은 단 두 절로 기록된다. 열두 사도 중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지만, 사도행전은 그에 대해 더 말하지 않는다. 그의 죽음은 간결하게 기록되고,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로 넘어간다. 그 간결함이 오히려 야고보의 죽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 내다

6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에 빛이 빛나더라.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속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발을 들어라.” 하거늘 그대로 하니, 다시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Mary)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Rhoda · ㉸ 로다)라 하는 여아가 살펴보러 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쁨으로 문을 열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다고 전하니,

15 그들이 이르되 “네가 미쳤다.” 그가 굳이 그리한즉 이르되 “그러면 그의 천사이리라.”

16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 그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17 베드로가 손짓하여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설명하고 또 이르되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것을 알리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로데의 이야기가 이 장면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이다.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문을 열지 않는다. 기쁨에 압도되어 정작 해야 할 일을 잊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했다.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했다는 아이러니가 이 장면에 있다.





헤롯의 죽음

18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더라.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처형하라 명하고,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Caesarea · ㉸ 카이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 있더니,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적대하여 노하니,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왕의 침실 맡은 자 블라스도(Blastus · ㉸ 블라스투스)를 친하여 화목을 청하니, 이는 그들의 나라가 왕의 나라에서 양식을 얻었기 때문이라.

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자리에 앉아 백성을 효유하니,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 — 유대 분봉왕으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다.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 야고보를 죽였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9권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가이사랴에서 축제를 열던 중 갑자기 병이 났고 닷새 후 죽었다. 사도행전의 “충이 먹어 죽으니라”는 고대 세계에서 신이 교만한 자를 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이 장은 두 죽음과 하나의 구출을 담고 있다. 야고보는 죽었고, 헤롯도 죽었다. 베드로는 살았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한 문장이 있다. 누가는 이 구조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13장 — 1차 선교 여행


파송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Niger)라 하는 시므온(Simeon · ㉸ 시메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Lucius · ㉸ 루키오스)와 분봉왕 헤롯의 양자 마나엔(Manaen)과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구브로 — 박마술사 엘루마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Seleucia · ㉸ 셀레우키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5 살라미(Salamis · ㉸ 살라미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있더라.

6 온 섬을 지나 바보(Paphos · ㉸ 파포스)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 그가 서기오 바울(Sergius Paulus · ㉸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이라 하는 총독과 함께 있는지라.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더라.

8 엘루마(Elymas · ㉸ 엘리마스) 마술사 —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 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음에서 돌이키려 하더라.

9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 이에 총독이 그 된 일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후로 사도행전은 줄곧 ’바울’을 쓴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 — 유대식 이름 사울, 그리스-로마식 이름 바울. 이방 선교가 본격화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나온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 설교

13 바울과 그 일행이 바보에서 배로 떠나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Perga · ㉸ 페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Pisidia · ㉸ 피시디아) 안디옥(Antioch · ㉸ 안티오키아)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동안에 높여 인도하사 강한 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18 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그들의 악행을 참으셨느니라.

19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을 멸망시키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사백오십 년간이며,

2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셨느니라.”

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22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일으켜 왕이 되게 하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 “그의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도 풀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노라.’”

26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어졌도다.

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읽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여 예수를 정죄함으로써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었도다.

28 사형에 해당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 달라 하였으니,

29 성경에 그를 지적하여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고 나서 그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느니라.

30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31 그가 여러 날 동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다닌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니라.”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40 “그러므로 선지자들에 의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하노라.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니 누가 설명할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못할 일이라.’”





이방인에게로

42 그들이 나갈 때에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도록 청하고,

43 회당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 이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지들을 충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 밖으로 쫓아내니,

51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Iconium · ㉸ 이코니온)으로 가니라.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먼저 너희에게” — 2장 오순절부터 반복되는 패턴이다. 유대인에게 먼저, 그들이 거부할 때 이방인에게. 바울은 이것을 선택이 아니라 원칙으로 말한다. 로마서 1:16에도 같은 말이 있다 — “유대인에게 먼저요, 헬라인에게도.” 사도행전 13장 46-47절은 그 원칙이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첫 장면이다.




사도행전 14장 — 이고니온에서 더베까지


이고니온

1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니,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더라.

4 그 성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6 그들이 알고 루가오니아(Lycaonia · ㉸ 리카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Lystra · ㉸ 리스트라)와 더베(Derbe · ㉸ 데르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하여,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루스드라 — 신으로 여김을 받다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나면서 걷지 못하여 걸어본 일이 없는 자라.

9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뛰어 걸으니라.

11 무리가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하여,

12 바나바는 제우스(Zeus)라 하고, 바울은 그가 말하는 자라 하여 헤르메스(Hermes)라 하더라.

13 성 앞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 사도들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로 다니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게 하니라.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 내치더라.

20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니라.

루스드라에서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여겨졌다가 돌에 맞는다 — 신으로 숭배받는 것과 돌로 죽임당하는 것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 바울은 그 사이에 있었다. 루스드라는 후에 그가 디모데를 만나는 곳이 된다(16장).





돌아오는 길 — 교회를 세우다

21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고,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을 그 믿은 주께 부탁하고,

24 비시디아를 지나 밤빌리아(Pamphylia · ㉸ 팜필리아)에 이르러,

25 버가(Perga · ㉸ 페르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앗달리아(Attalia · ㉸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곳은 그들이 이제 이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이라.

27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전하고,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차 선교 여행의 결산 — 구브로, 밤빌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 다시 안디옥으로. 이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후 바울의 편지들의 수신지가 된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 하나님이 여셨다는 표현이다.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있다.




사도행전 15장 — 예루살렘 공의회


논쟁의 발단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와 이 일에 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고,

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전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전하매,

5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공의회 — 학자들이 AD 49~50년경으로 추정한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공의회다. 안건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 율법(특히 할례)을 요구할 것인가? 이 결정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을 것인지, 이방 세계로 나갈 것인지를 사실상 결정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이 같은 회의를 기록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에서 사도행전과 차이가 있다. 학자들이 같은 사건인지 다른 사건인지 논쟁한다.





베드로의 발언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 많이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느니라.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12 온 무리가 조용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이야기를 자세히 말하매 다 듣더라.





야고보의 결정

13 두 사람이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16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18 “‘이 모든 일을 태초부터 알게 하신 주의 말씀이로다.’”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결의문과 파송

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Barsabbas · ㉸ 바르사빠스)라 하는 유다(Judas)와 실라(Silas · ㉸ 실라)를 택하여,

23 그 손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라.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명하지 아니한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마음을 혼동시키는 것을 우리가 듣고,

25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자들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노라.

26 그러므로 유다(Judas)와 실라(Silas)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7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8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것들을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30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 읽고 그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라.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33 얼마 있다가 형제들이 평안히 돌아가라 하여 그들을 보내매, 보낸 자들에게로 돌아가니라.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이별

36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

37 바나바는 마가(Mark · ㉸ 마르코)라 하는 요한(John)도 데리고 가려 하나,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 서로 심히 다투어 마침내 서로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 시리아(Syria)와 길리기아(Cilicia · ㉸ 킬리키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굳게 하더라.

공의회의 결론은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다” — 그러나 네 가지 예외를 둔다. 우상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학자들은 이 네 가지가 레위기 17-18장의 ‘거류 외인’(이방인 거주자)에게 적용된 규례와 일치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살 때 지켜야 했던 최소한의 규례를 이방인 신자에게 적용한 셈이다. 할례와 전체 율법 준수는 필요 없지만, 유대인 신자와 같은 식탁에서 먹으려면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 타협이기도 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별 — 두 사람이 처음 안디옥에서 함께 파송받고, 1차 선교 여행 내내 동반자였으나, 요한 마가 문제로 갈라진다.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별이 결과적으로 두 팀의 선교를 가능하게 했다. 골로새서 4:10에서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다.




사도행전 16장 — 빌립보


디모데와 마게도냐 환상

1 바울이 더베(Derbe · ㉸ 데르베)와 루스드라(Lystra · ㉸ 리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에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 줄을 그들이 다 앎이러라.

4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Phrygia · ㉸ 프리지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Mysia · ㉸ 미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Bithynia · ㉸ 비티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Troas · ㉸ 트로아스)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Macedonia · ㉸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 16:10부터 사도행전 일부 단락이 갑자기 3인칭 “그들”에서 1인칭 복수 “우리”로 바뀐다. 이것을 ’우리 단락(We-passages)’이라 부른다. 학자 대부분은 이 구절들에서 저자 누가가 직접 바울 일행에 동행했다는 표시로 읽는다. 16:10, 20:5-15, 21:1-18, 27:1-28:16이 해당된다.





루디아

11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Samothrace · ㉸ 사모트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Neapolis · ㉸ 네아폴리스)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Philippi · ㉸ 필리피)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 두아디라(Thyatira · ㉸ 티아티라) 시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Lydia · ㉸ 리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거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더라.

루디아 — 자주 염색업자였다. 자주빛은 당시 가장 비싼 색상으로, 황실과 부유층의 색이었다. 두아디라는 자주 염색업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그녀가 빌립보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독립적인 사업가였음을 의미한다. 유럽 대륙에서 기독교 신자가 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녀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공간이 되었다.





점치는 여종과 감옥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점술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장터로 끌고 관리들에게 가서,

20 상관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 상관들이 그 옷을 찢고 매질하라 명하여,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명하니,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더라.





간수의 회심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그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로마 시민권

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37 바울이 이르되 “그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38 아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 와서 권하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나니라.

로마 시민권 — 고문 없이 재판받을 권리, 공중 앞에서 매 맞지 않을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 있었다. 바울은 이미 맞은 뒤에 이 권리를 주장했다 —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본문이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이 권리는 이후 로마까지 바울을 이동시키는 법적 수단이 된다. 시민권이 선교의 도구가 된 셈이다.




사도행전 17장 — 아테네 아레오바고


데살로니가와 베뢰아

1 그들이 암비볼리(Amphipolis · ㉸ 암피폴리)와 아볼로니아(Apollonia · ㉸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Thessalonica · ㉸ 테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4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거리에서 불량배를 모아 패거리를 지어 성을 소동시키더니, 야손(Jason)의 집으로 달려들어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하거늘,

6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 몇 사람을 읍장 앞으로 끌고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거늘,

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을 받고 놓아 보내니라.

10 형제들이 곧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Berea · ㉸ 베로이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더라.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뢰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요하게 하거늘,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15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Athens)까지 이르러 실라와 디모데에게 가능한 한 속히 자기에게 오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테네 — 우상의 도시

16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이 되어,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떤 에피쿠로스(Epicurean) 철학자들과 스토아(Stoic)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할새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19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Areopagus · ㉸ 아레오파고)로 가며 묻되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 주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아레오바고 설교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사람으로부터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였느니라.

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32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듣겠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Areopagus · ㉸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Dionysius · ㉸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Damaris · ㉸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독특한 장면이다. 바울은 여기서 성경을 인용하지 않는다. 유대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그리스 시인을 인용하고(“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 아라투스의 ’파이노메나’에서), 자연신학의 언어를 쓴다. 청중이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이방 세계를 상대하는 방식의 전형이다 —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모르는 것으로 나아간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 — 그리스 자료에 이 제단의 기록이 있다. 역병이나 재앙이 알 수 없는 신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그 신을 달래려는 의도로 세운 제단이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결과는 다른 도시와 달랐다 — 박해가 없었다. 조롱과 무관심과 소수의 믿음만 있었다. 아테네는 바울에게 가장 덜 결실 있는 도시였다.




사도행전 18장 — 고린도


고린도 —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1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Corinth · ㉸ 코린토)에 이르러,

2 아굴라(Aquila)라 하는 본도 태생의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명하여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Priscilla · ㉸ 프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것이더라.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7 거기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Titius Justus · ㉸ 티티우스 유스투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8 회당장 그리스보(Crispus · ㉸ 크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 로마 제국의 아가야 속주의 수도였다. 동서를 잇는 무역 요충지로, 다양한 국적과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이 도시다. 그 편지들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 — 분쟁, 성적 부도덕, 음식 제물, 방언 논쟁 —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격을 반영한다.

천막 제조업 — 바울은 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것이 그의 사도직 독립성의 근거였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포기했다고 쓴다. 천막 제조와 가죽 세공은 당시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다.





갈리오 앞에서

12 갈리오(Gallio)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에 끌고 와서,

13 이르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14 바울이 이제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불의한 일이나 괘씸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알아 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16 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Sosthenes · ㉸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보지 아니하더라.

갈리오 —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었다는 시기가 갈리온 비문(Gallio Inscription)으로 확인된다. 이 비문은 1905년 델피에서 발견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 파편이다. 갈리오의 재임 기간이 AD 51~52년경임을 알 수 있어, 바울의 고린도 체류 시기를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신약 연대기의 가장 중요한 외부 증거 중 하나다.





아굴라·브리스길라와 에베소, 안디옥으로

18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Syria · ㉸ 시리아)로 떠나니, 브리스길라(Priscilla · ㉸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겐그레아(Cenchrea · ㉸ 켄크레아이)에서 서원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았더라.

19 에베소(Ephesus · ㉸ 에페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 가이사랴(Caesarea · ㉸ 카이사리아)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아볼로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Apollos · ㉸ 아폴로) 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권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가 거기 이르매 이미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으니,

28 이는 그가 성경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음이러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된다 — 18절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초기 교회 문서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녀가 더 활발한 역할을 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뛰어난 학자 아볼로를 따로 데려가서 가르쳤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사도행전 19장 — 에베소


에베소의 세례와 성령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Tyrannus · ㉸ 티라누스)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 에게해 동안(東岸)의 항구도시. 소아시아(지금의 터키 서부)의 주요 도시이자 로마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다. 아데미(Artemis · ㉸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으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혔다. 바울이 이곳에 3년 가까이 머물렀다(20:31). 신약에서 가장 긴 선교 거점이다.





스게와의 아들들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 스게와(Sceva · ㉸ 스케와)라 하는 유대 제사장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하더니,

15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데메드리오의 소요

21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결심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2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와 에라스도(Erastus · ㉸ 에라스토)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23 그 때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으니,

24 데메드리오(Demetrius · ㉸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직공들을 시켜 적지 않은 재물을 벌게 하더니,

25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런 일에 종사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이 사업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지라.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여 우리 생업이 천하게 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멸시 받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염려하노라.”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의 동행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Gaius · ㉸ 가이우스)와 아리스다고(Aristarchus · ㉸ 아리스타르코)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0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 또 아시아의 어떤 관리들도 바울의 친구라 그에게 청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32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 말을, 어떤 이는 저 말을 외치니 모인 것이 어지럽고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더라.

33 유대인들이 알렉산더(Alexander · ㉸ 알렉산드로)를 앞으로 밀어 내니, 그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34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들 한 소리로 두 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더라.

35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켜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것의 신상을 지키는 자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36 이 일이 부인할 수 없으니 너희가 마땅히 진정하고 무모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하리라.

37 이 사람들은 신성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도 아니하였거늘 너희가 이 사람들을 그리로 데리고 왔도다.

38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소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 대회에서 결정할지라.

40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동 죄로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고 이 일에 우리가 삼가 해명할 수 없느니라.” 하고,

41 이 말을 하고 대회를 마치니라.

이 소요 사건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종교가 얽힌 갈등이다. 아데미 신전의 은제 신상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실질적인 이유였다. 서기장의 연설이 사태를 수습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 로마 법이 교회의 보호막이 된 아이러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로마 법이 박해의 수단이었고, 에베소에서는 보호의 수단이었다.




사도행전 20장 —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하다


마게도냐와 헬라를 지나며

1 소동이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면하고 작별한 후 마게도냐로 떠나가,

2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헬라에 이르러,

3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의하니,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Sopater of Berea · ㉸ 소파트로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Aristarchus · ㉸ 아리스타르코)와 세군도(Secundus · ㉸ 세쿤두스)와 더베 사람 가이오(Gaius · ㉸ 가이우스)와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Tychicus · ㉸ 티키코)와 드로비모(Trophimus · ㉸ 트로피모)라.

5 이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Troas · ㉸ 트로아스)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드로아 —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

7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8 우리가 모인 윗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 유두고(Eutychus · ㉸ 에우티코) 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다가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에 못 이겨 삼 층 창에서 떨어지니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안고 이르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즉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Eutychus) — 그리스어로 “행운아”라는 뜻이다. 이름대로 그는 행운아였다. 바울의 긴 설교에 졸다 창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살아났다. 이 짧은 이야기가 이 장에서 유일한 개인 이야기다. 나머지는 모두 여행 일정과 긴 고별 설교로 채워진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다

13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Assos · ㉸ 아소스)로 가서 거기서 바울을 태우려 하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정하여 주었음이라.

14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Mitylene · ㉸ 미틸레네)로 가고,

15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Chios · ㉸ 히오스) 맞은편에 이르고 그 다음 날 사모(Samos · ㉸ 사모스)에 들르고 그 다음 날 밀레도(Miletus · ㉸ 밀레토스)에 이르니라.

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서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 그들이 이르매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었으나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바니,

19 곧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거니와,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 “보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여러분 중에 왕래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아노라.

26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 이는 내가 꺼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28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중에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임을 내가 아노라.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6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

37 그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전송하니라.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한 유일한 설교다. 다른 설교들은 모두 유대인 회당이나 이방인 공중을 향한 것이었다. 여기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말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 이 말은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의 말씀이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전해진다.




사도행전 21장 — 예루살렘 도착과 체포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1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Cos)로 가서 이튿날 로도(Rhodes · ㉸ 로도스)에 이르고 거기서 바다라(Patara · ㉸ 파타라)로 가서,

2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항해하여 두로(Tyre · ㉸ 티로)에서 내리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니,

5 이 여러 날을 지내고 우리가 떠날 때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Ptolemais · ㉸ 프톨레마이오스)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Caesarea · ㉸ 카이사리아)에 이르러 빌립(Philip · ㉸ 필리포스) 전도자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 그는 일곱 집사 중 하나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 우리가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Agabus) 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14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두로와 가이사랴 두 곳에서 모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갔다. 이것을 어떻게 읽는가 — 바울이 성령의 경고를 무시한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행이 그 자체로 성령의 뜻이었으나 거기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준 것인가? 누가는 바울의 결심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로 마무리한다. 바울의 예루살렘행은 예수의 예루살렘행과 평행한다.





예루살렘 — 야고보를 만나다

15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 가이사랴(Caesarea · ㉸ 카이사리아)의 제자 몇이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가 머물 곳을 안내하니,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Mnason · ㉸ 므나손)의 집이라.

17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21 네게 대하여 들어서 말하기를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니,

22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반드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23 우리가 말하는 이것을 행하라. 서원한 사람 넷이 우리에게 있으니,

24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니라.”

25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미 편지로 결정한 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면 된다 하였느니라.”

26 바울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이튿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날이 마칠 때까지 결례를 행할 것을 알리니라.





체포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들고,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Trophimus · ㉸ 트로피모)가 성중에서 바울과 함께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 하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32 그가 곧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 다른 사람은 저것이라 소리를 지르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에 들어가라 명하니라.

35 바울이 군인들의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에게 들려 운반되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라고 외쳐 따라감이었더라.

37 바울이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에 천부장에게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그대는 헬라 말을 아느냐?

38 그러면 이전에 소요를 일으키고 사천 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이집트(Egypt) 사람이 아니냐?”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Cilicia · ㉸ 킬리키아) 다소(Tarsus · ㉸ 타르수스) 시민이니, 청하노니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40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계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조용하게 한 후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니라.

이 장면에서 바울의 체포는 예수의 체포와 평행을 이룬다. 유월절 주간에 성전에서, 무리에게 끌려나가, 로마 군인에게 넘겨진다. 누가는 이 평행을 의도적으로 구성했다. 바울의 수난이 예수의 수난을 따른다.




사도행전 22장 — 유대인 무리 앞에서


히브리 방언으로

1 “부형들아, 들으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하노라.”

2 그들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Cilicia · ㉸ 킬리키아) 다소(Tarsus · ㉸ 타르수스)에서 났으나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Gamaliel · ㉸ 가믈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4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 오려고 가더니.”





회심 — 두 번째 서술

6 “가다가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당신은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느니라.”

12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아나니아(Ananias)라 하는 사람이 내게 와서 곁에 서서 말하되,

13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내가 그를 쳐다보았노라.”

14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소리를 듣게 하셨으니,

15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씻으라.’”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8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이르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받지 아니하리라.’”

19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나이다’ 하니,

21 나에게 이르시되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로마 시민권

22 이 말 하기까지 그를 듣더니 이 말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 버리자, 살려 둘 자가 아니니라” 하며,

23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 천부장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가라 하며 그들이 어찌하여 그에 대하여 그리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매질하여 심문하라 명하니,

25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매질하는 것이 옳으냐?”

26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알리어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많은 돈으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29 즉시 그를 심문하려던 사람들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는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산헤드린 앞에

30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은 후 바울을 끌어내려 그들 앞에 세우니라.

로마 시민권 —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는 것은 로마 식민지에서 태어났거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경우다. 다소가 특별한 지위를 가진 도시였고, 바울의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졌다는 설이 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는 말이 천부장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은, 태생 시민권이 구입 시민권보다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3장 — 산헤드린과 가이사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갈라놓다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2 대제사장 아나니아(Ananias)가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하니,

3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4 곁에 선 자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6 바울이 그 한쪽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한쪽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이 셋이 다 있다 함이라.

9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더니,

10 다툼이 커지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전략 — 그는 공회를 분열시켰다. “부활”이라는 단어 하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갈라놓는 쐐기가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강조했다 — 그것이 거짓은 아니었다. 그는 실제로 바리새인 출신이었다. 이 장면을 교묘한 전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솔직한 진술로 볼 것인가는 독자가 판단할 몫이다.





암살 계획과 가이사랴 이송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 이제 너희는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무슨 일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듯이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16 바울의 생질이 그 복병할 것을 듣고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더라.”

18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기를 청하더이다.”

19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하여 더 자세히 심문하는 것같이 하고 내일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가도록 천부장에게 청하자 하였나이다.

21 당신은 그들의 청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 사십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준비를 마쳤으니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나이다.”

22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라.

23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오늘 밤 제삼시에 가이사랴까지 가기 위하여 군인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24 또 바울을 태워 벨릭스(Felix · ㉸ 펠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들도 준비하라.”

25 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26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합니다.

27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구원하였더니,

28 그들이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사형이나 결박에 해당할 죄목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0 이 사람을 죽이려는 간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 곧 당신에게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한 말을 하라 하였나이다.”

31 군사들이 명을 받아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Antipatris · ㉸ 안티파트리스)에 이르러,

32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33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 총독이 읽고 어느 지방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오면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의 관정에 바울을 지키라 명하니라.

이 이송 장면의 병력 규모가 눈길을 끈다 —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 한 죄수를 이송하는 데 이만한 병력을 동원한 것은, 암살 위협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또한 바울의 로마 시민권이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게 해 주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동하는 과정이 결국 복음이 제국의 중심에 이르는 경로가 된다.




사도행전 24장 —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의 고발

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및 더둘로(Tertullus · ㉸ 테르툴로)라 하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니라.

2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 덕에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3 우리가 어느 모로나 어느 곳에서나 당신을 크게 감사히 여기나이다.

4 당신을 오래 더 번거롭게 아니하려 하오니 관용하사 우리의 말을 간단히 들으시기 바라나이다.

5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Nazarene sect · ㉸ 나자렛 종파)의 우두머리라.

6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8 당신이 친히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9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다 그러하다 하더라.





바울의 변호

10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눈짓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므로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11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두 날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12  그들이 나를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중에서 무리와 함께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13 이제 나를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하여 당신에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리이다.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이 도를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에게 구제할 것과 제물을 드리려고 왔으니,

18 이 일을 하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있을 때에 무리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음을 그들이 보았으나,

19 다만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당신 앞에 와서 하였어야 할 것이요,

20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불법을 발견하였는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소서.

21 다만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오늘 너희 앞에서 내가 심문을 받노라’ 한 이 한 가지 말이니이다.”





벨릭스의 지연

22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잘 알았으므로 그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23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4 수일 후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그의 아내 드루실라(Drusilla)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으매,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26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자주 바울을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니,

27 이 년이 지나 보르기오 베스도(Porcius Festus · ㉸ 포르키우스 페스투스)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그대로 잡아 두니라.

벨릭스(Felix) —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노예 정신을 가진 채 임금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묘사했다. 그는 자유민 출신이었다 — 로마 지배계급에서 이례적으로 속주 총독이 된 경우였다.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 원래 다른 왕과 결혼했지만 벨릭스가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 그의 삶 자체가 그 주제들과 정면으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2년의 구금 — 역사적으로 로마법은 원고의 고발이 지속되지 않으면 피고를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벨릭스는 뇌물을 기대하며 석방하지 않았다. 누가는 이 2년을 바울 서신의 공백기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다른 학자들은 이 기간에 바울이 그의 편지 중 일부를 썼다고 본다.




사도행전 25장 — 베스도와 가이사에게 상소


새 총독 베스도

1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삼 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그에게 청하되,

3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주기를 구하니, 이는 길에서 그를 죽이려는 함정을 만들고자 함이더라.

4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나도 곧 거기로 가겠으니,

5 그러면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고발하라.”

6 베스도가 그들과 함께 팔 일 혹 십여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끌어 오라 명하니라.

7 그가 나타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주위에 서서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으로 고발하나 능히 증거하지 못하거늘,

8 바울이 변명하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아무것도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관하여 거기서 내 앞에 재판을 받으려느냐?”

10 바울이 이르되 “나는 지금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서 있으니 마땅히 이 재판 자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지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형에 해당할 일을 하였으면 죽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가이사(Caesar · ㉸ 카이사르)에게 상소하나이다.”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나이다” — 로마 시민이 가진 최고의 법적 권리 중 하나였다. 지방 재판을 건너뛰어 황제의 법정에 직접 상소할 수 있었다. 이 상소가 바울을 로마로 이동시키는 법적 기제가 된다. 1:8에서 “로마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언이 이렇게 법정에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이 황제의 법정을 통해 실현된다.





아그리파 왕이 도착하다

13 며칠 후에 아그리파(Agrippa) 왕과 버니게(Bernice · ㉸ 베르니케)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14 거기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므로,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발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더라.

17 그러므로 그들이 이리로 함께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 원고들이 일어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과 같은 악한 죄목은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19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것이 이미 죽은 것을 바울이 살아 있다 하는 그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20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조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고 하니,

21 바울은 황제 폐하께서 결정하시도록 자기를 가두어 두기를 청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가두어 두라 명하였노라.”

22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내일 들으시리이다.”

23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세를 부리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내의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접견실에 들어오니,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라.

24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시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모든 유대인이 이 사람이 더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나에게 청원한 사람이라.

25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만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였고 그 자신도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므로 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노라.

26 나는 그에게 관하여 황제 폐하께 확실한 것을 쓸 것이 없어 이리로 그를 데리고 너희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세웠으니, 이는 당신이 이것을 심리하는 후에 내가 쓸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7 이 죄수를 그대로 황제께 보내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므로 그 고발한 사실을 자세히 밝히지 아니하면 가이사에게 무엇을 보고할지 알 수 없음이라.”

아그리파 2세 — 헤롯 대왕의 증손이자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유대교에 정통한 인물로, 베스도에게 유대의 종교 문제를 자문할 수 있는 위치였다. 버니게는 그의 누이였는데, 둘의 관계가 근친 관계라는 소문이 로마에서 돌았다고 요세푸스가 기록한다. 이 법정이 얼마나 화려하고 복잡한 정치적 맥락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세팅이다.




사도행전 26장 —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의 긴 변호

1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3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므로 내 말을 들어주시기 바라나이다.

4 내 생활의 방식은 내가 처음 아주 어려서부터 내 민족 중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모든 유대인이 아는 바라.

5 그들이 처음부터 알았으면 증언하려니와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느니라.”

6 “이제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니,

7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루기를 바라는 바인데, 왕이여, 이 소망을 위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나이다.

8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함이 당신들은 어찌하여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나이까?

9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였더니,

10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성도들을 옥에 넣을 때에 내가 동의하였고 또 죽이는 것도 찬성하였으며,

11 여러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나이다.”





회심 — 세 번째 서술

12 “그 때에 내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13 왕이여, 한낮에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나이다.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19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20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서와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21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하였나이다.

22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데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나이다.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중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25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정신으로 말하나이다.

26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것도 숨긴 것이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27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들과 함께 앉았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고,

32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으면 놓을 수 있었겠다.”

세 번의 회심 서술(9·22·26장) 비교 — 9장은 누가의 서술, 22장은 유대인 군중 앞에서 히브리어로, 26장은 아그리파 앞에서 그리스어로. 가장 자세하고 신학적으로 충실한 것이 26장이다. “가시 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니라”는 그리스-로마 문학의 표현이다 — 아그리파에게 말하는 언어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26:28 아그리파의 말 — 원어로 짧고 날카롭다. “조금만 더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겠구먼”이라는 아이러니한 뜻일 수도 있고,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느냐”는 냉소일 수도 있다. 바울의 답변은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이라는 진심이다. 결박한 것만 빼고.




사도행전 27장 — 유라굴라


항해 시작

1 우리가 이달리야로 항해하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을 황제의 군대 백부장 율리오(Julius · ㉸ 율리우스)라 하는 이에게 넘기니,

2 아시아 해안 여러 곳에 가려는 아드라뭇데노(Adramyttium · ㉸ 아드라미티움)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났더라. 데살로니가(Thessalonica · ㉸ 테살로니카)의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Aristarchus · ㉸ 아리스타르코)도 우리와 함께 하더라.

3 이튿날 시돈(Sidon)에 대이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을 만나 대접을 받게 허락하더라.

4 거기서 우리가 떠나 바람이 역풍이므로 구브로 뒤를 지나,

5 길리기아(Cilicia · ㉸ 킬리키아)와 밤빌리아(Pamphylia · ㉸ 팜필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Lycia · ㉸ 리키아)의 무라(Myra · ㉸ 미라)에 이르니,

6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배를 만나 우리를 거기에 타게 하니라.

7 여러 날 항해하여 겨우 니도(Cnidus · ㉸ 크니도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Crete · ㉸ 크레타) 뒤를 항해하여,

8 겨우 그 해안을 끼고 가다가 라새아 성에 가까운 미항(Fair Havens · ㉸ 칼로리메네스) 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에 위험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르되,

10 “여러분이여, 이번 항해가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도 상실하고 큰 해를 당할 것이라 내가 보이노라.”

11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12  미항이 겨울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항해하여 구브로 해변에 있는 뵈닉스 항구에서 겨울을 지내려 한다하니, 그 곳은 남서와 북서를 향한 곳이라.





폭풍 속으로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여 닻을 감고 그레데 해안을 끼고 나아가더니,

14 얼마 안 되어 유라굴라(Euroclydon · ㉸ 유라퀼론) 라는 광풍이 섬에서 내리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가지 못하매 가는 대로 두어 떠내려가더라.

16 고다(Cauda · ㉸ 클라우다) 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달려가 겨우 거루를 거두어 끌어올리고,

17 이를 올린 후 선체를 줄로 묶어 두르고 대사주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표류하더라.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자기 손으로 바다에 내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세게 치더니 이후에는 구원 받을 여망이 없더라.

21 오래 먹지 못하였더니 이 때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여러분이 내 말을 들어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해를 면하였으리라.

22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안심하라. 이 배에 있는 자 중 생명을 잃을 자는 하나도 없고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걸리리라.”





열나흘째 밤

27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표류하더니 자정쯤 되어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을 감지하고,

28 수심을 재어 보니 스무 길이요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29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선미에서 닻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30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리거늘,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32 이에 군사들이 거루 줄을 끊어 버리고 떨어지게 하니라.

33 날이 새려 하는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열나흘이라.

34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하노니 음식을 먹으라.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35 이 말을 한 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그들도 음식을 받아 먹으니,

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이백칠십육 명이러라.

38 배부르게 먹고 나서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멜리데에 닿다

39 날이 새니 어떤 땅을 발견하나 알지 못하는데 육지가 끊긴 만을 보고 혹 배를 거기에 대어 볼까 하더라.

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맨 줄도 늦추고 앞 돛을 달고 바람에 맡겨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걸리니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고물은 풍랑에 깨어지더라.

42 군사들의 의논은 죄수들이 헤엄쳐 달아날까 하여 죽이자는 것이었으나,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로 먼저 뛰어내려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 그 남은 사람들은 혹 판자에, 혹 배 부서진 조각에 의하여 나가게 하니 모두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유라굴라 — 그리스어 ‘Εὐρακύλων’. 북동풍(유로)과 북풍(아퀼로)이 합쳐진 단어로 추정된다. 지중해 동부에서 부는 강력한 북동 폭풍이다. 현대 기상학자들과 해양학자들이 이 항해 기록을 연구하여, 바울이 난파한 장소가 몰타(Malta)라는 것을 지지하는 학자가 다수다.

27장의 항해 서술은 고대 항해 문학 중 가장 정밀한 기록으로 학자들이 꼽는다. 수심 측정 방법, 닻 내리는 기술, 배를 가볍게 하는 방법, 해안 접근법이 1세기 항해 기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18~19세기에 이 장을 연구한 항해 전문가들이 그 정확성에 놀라움을 표했다.

이 항해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역할이 바뀐다. 죄수에서 실질적인 리더로. 백부장과 선원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이 로마로 가는 항해를 보호했다. 276명 전원이 살았다.




사도행전 28장 — 로마


멜리데

1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알게 되니 그 섬은 멜리데(Malta · ㉸ 몰타)라 하더라.

2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 바울이 나뭇가지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뱀 하나가 나와 그의 손을 물므로,

4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서 늘어져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필경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어도 정의의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하더니,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지라.

6 그들이 그가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으로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어 그를 신이라 하더라.

7 그 섬의 최고 지도자 보블리오(Publius · ㉸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의 땅이 그 근처에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간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8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몸이 좋지 않아 누워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

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낫고,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 주더라.

멜리데(몰타) —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 현재의 몰타 공화국에 해당한다. 몰타는 오늘날도 독실한 가톨릭 국가로, 바울의 방문을 자국 기독교의 기원으로 여긴다. 배가 난파한 장소로 추정되는 ’사도 바울의 만(St. Paul’s Bay)’이 몰타 북부에 있다.

뱀과 불 — “정의의 여신”은 그리스 신화의 디케(Dike). 토인들은 뱀이 바울을 문 것을 신의 심판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그를 신으로 여겼다. 인간의 해석이 얼마나 빠르게 뒤집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로마로

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 표가 쌍신(Twin Gods · ㉸ 디오스쿠리) 이더라.

12 수라구사(Syracuse · ㉸ 시라쿠사이)에 대어 거기서 사흘을 지내고,

13 거기서 둘러 레기온(Rhegium)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 이튿날 보디올(Puteoli · ㉸ 포테올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고 이레를 함께 유한 후 로마로 가니라.

15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Forum of Appius · ㉸ 아피우스 광장)와 세 여관(Three Taverns · ㉸ 세 선술집)까지 맞으러 오거늘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 도착 — 바울이 압비오 저자와 세 여관에서 영접을 받았다. 압비오 저자는 로마 남동쪽 약 65킬로미터, 세 여관은 약 48킬로미터 지점이다. 로마 교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 드러난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그가 편지를 보내고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교회가 그를 마중 나왔다.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마지막 선포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하나와 따로 있게 하더라.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우리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반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느니라.

18 로마인들이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노라. 이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 이러므로 여러분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이라.”

2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그대에 관한 편지도 받지 못하였고 또 형제 중에서 와서 그대에 관하여 좋지 않은 것을 보고하거나 말한 사람도 없었노라.

22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듣고자 하오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노라.”

23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의 유숙하는 곳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그들을 권하매,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을 하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라.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들으리라.”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 —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두 부사가 책 전체를 요약한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부활 이후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을 기록한다. 그런데 끝이 없다. 바울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풀려났는지 죽었는지 — 누가는 말하지 않는다.

이 미결의 끝이 의도적이라고 많은 학자가 읽는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동은 계속된다. 사도행전이 멈추는 곳에서 독자가 있는 세계가 시작된다.

작성 시기 — AD 62~63년경(바울의 2년 가택 연금 직후, 재판 결과 언급 없음)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또는 AD 80년대(누가복음이 마가복음 이후에 쓰였다는 전제 하에)로 보는 견해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 책은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혹은 그 직후에 목격자 기억이 살아있을 때 완성되었다.

누가-행전의 마지막 단어들 — 사도행전은 “아코뤼토스(ἀκωλύτως)”, 즉 “막힘없이”라는 단어로 끝난다. 마지막 단어가 “막힘없이”라는 것이 누가가 남긴 마지막 신학적 진술이다. 황제의 궁 바로 코앞에서, 사슬에 묶인 죄수의 셋방에서, 복음은 막힘없이 흘렀다.


[image: 로마서 표지]








로마서

복음의 가장 체계적인 신학 — 바울의 대작.




로마서 조망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가본 적 없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AD 57년경). 자신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적 대작.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1:17 — 하박국 인용)가 종교개혁의 토대. 1-11장 교리, 12-16장 실천.


1부 · 구원의 이치 (1~8장)

이신칭의·아담과 그리스도·성령



2부 · 이스라엘과 이방 (9~11장)

선택과 자비



3부 · 그리스도인의 삶 (12~16장)

산 제사·정부·약자 배려




로마서 1장 —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Paul · ㉸ 바오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 로마(Rome)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는 편지로 시작한다. 고대 편지의 형식 — 발신인, 수신인, 인사 — 을 따르되, 바울은 자기 소개에 신학 전체를 압축해 넣는다. 한 문장이 다섯 절에 걸쳐 이어지며 예수의 계보·부활·신성·사도직의 의미를 모두 담는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이 편지는 낯선 공동체에 보내는 자기소개이자 신학 강의다.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8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17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4의 인용이다. 바울은 이 한 문장에서 이신칭의(以信稱義, sola fide)의 토대를 놓는다.

1517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수사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비텐베르크 대학 강의실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다 이 구절 앞에 멈췄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 읽었다. 그 독해가 종교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다. 같은 해 10월, 95개 논제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었다.





이방인의 죄 —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음

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18-32는 이방인의 죄를 세 단계로 전개한다. 첫째, 하나님을 알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18-20절). 둘째, 그 결과 우상숭배로 빠졌다(21-25절). 셋째, 하나님은 그들을 그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24, 26, 28절). 헬라어 παρέδωκεν(파레도켄)이 세 번 반복된다 — 적극적인 징벌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방향으로 내버려 두는 심판이다.

바울이 이방인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이 문단은 당시 유대인 독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2장 첫 절에서 바울은 방향을 급격히 전환한다 — “남을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




로마서 2장 — 유대인도 죄 아래


판단하는 자도 핑계가 없다

1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4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6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2장은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열거하며 고개를 끄덕이던 유대인 독자에게 돌아선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 수사적 전환이 날카롭다. 바울의 논증 구조는 먼저 상대가 동의할 것을 말한 다음, 그것을 상대에게 적용한다.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 있는 유대인

12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4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은 율법에 자랑하나

17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19 맹인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 어리석은 자의 훈육자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는 율법에서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음이라.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22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된 할례

25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27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신명기 10:16과 30:6, 예레미야 4:4이 이미 같은 방향을 말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소유한 채 행하지 않는 태도를 겨냥한다.

2장 전체의 논리: 이방인은 자연법(양심)으로, 유대인은 성문법(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둘 다 핑계가 없다. 이것이 3장의 결론 — “모두 죄 아래 있다” — 을 준비한다.




로마서 3장 — 모두 죄 아래, 그러나 의롭게 됨


유대인의 유익은 무엇인가

1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3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4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7 만일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8 또는 그들이 비방하는 것과 같이, 어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요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모두 죄 아래

9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16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17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9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3:10-18은 시편·이사야·전도서에서 끌어온 긴 인용 묶음이다. 바울은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논증의 구조는 명확하다 — 율법은 죄를 정죄하지만 해결하지 못한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니다.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 이 결론은 1:18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것이다. 이방인(1장), 도덕주의자(2:1-16), 유대인(2:17-3:8), 그리고 성경 인용으로 총결산(3:9-20). 누구도 예외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7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3:21-26은 로마서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단락이다. 짧은 여섯 절에 핵심 신학 용어가 집중된다. “속량”(아포뤼트로시스) — 노예를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 “화목 제물”(힐라스테리온) — 레위기 제사 언어. “의롭다 하심”(디카이오시스) — 법정 언어. 이 세 은유가 겹쳐진다.

3:25의 “화목 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ἱλαστήριον(힐라스테리온)은 구약 성경에서 언약궤 뚜껑, 곧 속죄소를 가리키는 단어와 같다(출 25:17, 레 16).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를 속죄소 — 하나님의 자비가 죄인을 만나는 자리 — 로 읽는다.




로마서 4장 —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Abraham)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David)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되,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였느니라.

창세기 15:6 — 아브라함이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장면. 바울은 이 구절을 이신칭의의 근거로 삼는다. 율법은 수백 년 후 모세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이 존재하기 이전, 행위 이전의 사건이었다.





할례 이전에 의롭다 함을 받았다

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노니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10 그러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 시냐 무할례 시냐? 할례 시가 아니요 무할례 시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창 15장)은 할례를 받기 전(창 17장)이었다. 연대기적 순서가 중요하다. 바울은 이 순서에서 논거를 끌어낸다 — 아브라함은 할례자와 무할례자 양쪽의 조상이다.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약속은 믿음으로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라는 것이 없음에도 바랐다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많으리라 하심을 따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Sarah)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장은 갈라디아서 3장과 평행 구조를 이룬다. 두 서신 모두 아브라함을 이신칭의의 원형으로 제시한다. 갈라디아서가 논쟁의 열기 속에서 이것을 다룬다면, 로마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 원문의 παρ᾽ ἐλπίδα ἐπ᾽ ἐλπίδι는 “희망을 거슬러 희망 안에서”로 직역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황을 보고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상황은 불가능을 가리켰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었다.




로마서 5장 — 평화,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

로마서 5장은 4장의 결론(“예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4:25)을 받아 새로운 단락을 연다. 1-11장 중에서 5장은 중간 경첩이다 — 개인적 칭의(1-4장)에서 우주적 구원(5-8장)으로의 전환.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5:12-21)는 바울 신학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가진 단락이다.


믿음으로 얻은 평화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5:1-11에서 바울은 이신칭의의 결과를 나열한다 — 하나님과의 화평(1절), 은혜 안에 섦(2절), 소망(2절), 고난 중의 기쁨(3-4절), 성령을 통한 사랑의 확신(5절). 이 목록의 중심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8절)는 선언이 있다.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원수를 위한 죽음이다.

5:3-4의 연쇄 — 환난 → 인내 → 연단 → 소망. 헬라어 단어들을 살피면: 인내(ὑπομονή, 휘포모네)는 수동적 체념이 아니라 압박을 버티며 견뎌내는 힘이다. 연단(δοκιμή, 도키메)은 금속을 불로 시험하여 순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고난이 인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제한다는 방향이다. 단, 이 연쇄는 자동이 아니다 —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그 배경이 된다.

5:9-10 — “더욱”(폴로 말론) 논법. 이미 일어난 일(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앞으로 일어날 일(진노에서의 최종 구원)을 보장한다는 논리다. 가장 어려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것보다 쉬운 나머지도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이 논법을 5장에서 두 번, 그리고 8:32에서 다시 사용한다.





아담과 그리스도

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5:12의 문법 —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절이 아담의 죄로 인해 후손이 죄를 상속받는다는 원죄론인지, 아니면 아담을 따라 각각 죄를 범했기 때문인지에 대한 해석이 나뉜다. 헬라어 ἐφ᾽ ᾧ(에프 호)는 “그 안에서” 혹은 “그 결과로” 모두로 번역될 수 있다. 라틴어 불가타는 “그 안에서(in quo)”로 번역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 해석을 지지했다. 동방 교회 전통은 사망의 상속이지 죄책의 상속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읽는 경향이 있다.

5장은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넘어와 5-8장의 새 단락을 연다. 아브라함이 이신칭의의 역사적 선례라면, 5장은 이신칭의가 가져온 현재적 결과를 서술한다. 하나님과의 화평, 고난 중의 기쁨, 성령의 사랑, 그리고 아담-그리스도의 우주적 틀.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전 인류의 이야기로 확대된다.

5:12-21은 로마서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무거운 단락 중 하나다. 아담(Adam)과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이 평행 구조는 이후 기독교 신학 전체의 틀이 된다.

5:1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 북아프리카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는 이 구절을 라틴어 성경(불가타)에서 읽으며 원죄론(原罪論, peccatum originale)을 정초했다(5세기 초). 헬라어 원문과 라틴어 번역 사이에는 해석의 간격이 있었으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독해가 서방 기독교 신학의 지배적 흐름이 되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더욱”(폴로 말론)을 사용한다 — 죄가 가져온 것보다 은혜가 가져온 것이 더 크다. 이 구조는 비대칭이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사망을 가져왔다면, 한 사람의 순종은 단순히 그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가져온다.

5:14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 이 한 줄에서 기독교의 아담 신학이 시작된다. 예수를 두 번째 아담(Last Adam)으로 보는 시각은 여기서 비롯한다. 고린도전서 15:45-47에서 바울이 이 주제를 더 전개한다.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5:20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 율법의 역할에 대한 도발적인 진술이다. 율법은 죄를 줄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바울의 답은 율법이 죄를 가시화하고 그 심각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죄를 인식할 때 은혜의 필요성도 온전히 인식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이 진술이 6:1의 오해(“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를 불러온다.




로마서 6장 —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

6장은 5:20-21에서 등장한 “은혜가 넘쳤나니”라는 선언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를 정면으로 다룬다. 신학의 역사에서 이 오해는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 은혜 아래 있으므로 율법의 도덕 요구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주장. 바울은 세례 신학으로 답한다.


은혜 아래 있으면 더 죄를 지어도 되는가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로 죽었을 때에 무덤에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8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앎이로라.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6:10 “단번에” — 헬라어 ἐφάπαξ(에파팍스). 한 번으로 완결되어 반복 불필요. 히브리서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다(히 9:12, 10:10). 레위기 제사는 매년 반복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 한 번, 완결적이다. 이 “단번에”가 로마서 6장 전체 논리의 힘이다 —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고, 신자도 세례에서 그 죽음에 단번에 참여했다.

세례 — 바울의 세례 신학이 가장 집중되는 구절이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행위다. 물 안에 잠기는 것(카타푸티제인)은 죽음이고,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이다. 초기 교회의 침례 관행은 이 신학을 의식(儀式)으로 구현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감각이나 유혹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법적 신분의 변화를 말한다 — 죄가 우리를 주관하는 힘이 깨졌다. 바울은 이것을 “여길지어다”(로기제스테)라는 동사로 표현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실재다.

6:3-5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동사는 모두 과거 시제(aorist)다. 세례로 함께 장사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미래도 있다 —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5절). 이미 일어난 것(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최종 부활) 사이에서 신자는 산다. 이 긴장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이다.





의의 종이 되라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0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21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19-22의 논리 — 바울은 같은 “종” 언어를 두 상태에 적용한다. 과거: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름. 현재: 지체를 의에 내주어 거룩함에 이름. 방향이 반전되었을 뿐, 구조는 같다. “종”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다. 자유는 어떤 주인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6:23 — “죄의 삯은 사망이요.” 이 한 문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삯”(옵소니아)은 군인의 급료를 뜻하는 단어다. 죄를 섬긴 대가로 받는 것이 사망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조 —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삯(받아야 마땅한 것)과 은사(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어지는 것)의 대비가 핵심이다.

6장 전체는 5:20-21에서 제기될 수 있는 오해 —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넘치니 더 죄지어도 좋다” — 에 대한 논박이다. 바울의 답은 법적 논거가 아니라 존재론적 논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 대해 죽었다. 죽은 자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

6:16-22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종”(둘로스) 은유는 당시 로마 세계에서 노예제도가 일상이었다는 배경을 전제한다. 자유인이 아닌 종의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날 독자에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의 요점은 중립 지대가 없다는 것이다 —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자유”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다.




로마서 7장 —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율법에서 해방됨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살아 있을 동안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 있다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죄인가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인 것이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7:7-13에서 바울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분석한다. 율법 자체는 선하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기회”(아포르메, 군사 용어로 교두보·거점)로 삼아 역사한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명하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 있던 탐심이 활성화된다. 금지가 욕망을 각성시킨다는 역설이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7:14-25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자기 분석이다. 일인칭 단수 “나”(에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 “나”가 누구인지를 두고 주석가들이 오랫동안 논쟁해왔다.

두 주요 해석이 있다. 첫째, 이것은 미신자(未信者) 혹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의 상태를 묘사한다 — 그리스도 이전 바울 자신의 경험이거나 일반적인 율법 아래 인간의 경험. 이 해석에 따르면 7장은 8장의 성령 생활과 대조를 이룬다. 둘째, 이것은 거듭난 신자가 육신의 연약함과 씨름하는 현재의 경험이다 — 루터와 칼뱅이 이 방향에서 읽었다.

어느 쪽이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7:19)는 인간 조건을 꿰뚫는 한 문장이다. 죄의 문제는 지식의 결핍이 아니다. 의지의 분열이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극 — 그 간극을 바울은 “곤고한 사람”이라는 탄식으로 표현한다.

7:24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이 절규에 8:1이 답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 정죄함이 없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8:1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헬라어 οὐδὲν κατάκριμα(우덴 카타크리마). 부정의 강도가 최고다. “없나니”가 아니라 “결코 없다.” 7장의 절규 — “누가 나를 건져내랴” — 에 대한 응답이 이 한 문장이다.





하나님의 자녀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빠 아버지” — 아람어 아빠(Abba)와 헬라어 파테르(Pater)를 나란히 쓴다. 아빠는 예수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사용한 호칭이다(막 14:36). 갈라디아서 4:6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온다. 성령을 통해 신자가 예수의 기도 언어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피조물의 탄식

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9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8:18-27 — 로마서에서 가장 놀라운 확장이 일어난다. 구원의 이야기가 인간에서 피조물 전체로 넓어진다. 온 창조세계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 본문은 20세기 생태 신학의 성경적 근거 중 하나로 주목받아 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28 —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번역에 학설 분기가 있다. 헬라어 πάντα συνεργεῖ εἰς ἀγαθόν의 주어가 무엇인가? 일부 주요 사본은 주어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읽힌다. 다른 사본 계열과 현대 번역 중 일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로 읽는다. 신학적 결론은 같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8:29-30은 소위 “구원의 황금 사슬” — 예지(豫知), 예정(豫定), 부르심, 칭의, 영화가 한 사슬로 연결된다. 장 칼뱅의 예정론은 이 구절에 깊이 뿌리내린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8:31-39는 로마서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락이다. 법정 심문의 형식 —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 이 연속된다. 물음마다 스스로 답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간구하신다.

목록의 마지막 —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바울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리의 가능성을 열거하고, 그 전부를 부정한다. 끊을 수 없다.

8장은 1장부터 쌓아온 논증의 정점이다. 죄(1-3장), 믿음(4장), 화해(5장), 세례(6장), 율법과 씨름(7장) —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선언을 향해 흘러왔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9장 —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을 위한 탄식

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2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3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4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9장은 주제가 급격히 전환된다. 8장의 개인적 승리 선언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으로 돌아선다. 1-3절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이 담긴 구절 중 하나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 8:38-39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바로 그 분리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는 역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느냐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기약한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10 그뿐 아니라, 리브가(Rebekah · ㉸ 레베카)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주권

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7 성경이 바로(Pharaoh · ㉸ 파라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5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28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29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의를 구함

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1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32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9-11장은 로마서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까다로운 세 장이다. 핵심 질문은 하나다 —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바울의 답은 ’아니다’지만, 그 이유가 복잡하다.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 토기장이 비유, 에서와 야곱, 바로의 이야기. 이 단락은 기독교 예정론(豫定論) 논쟁의 핵심 텍스트다. 장 칼뱅(John Calvin)은 이중 예정론(이중 결정, reprobatio) 의 성경적 근거를 주로 여기서 찾았다. 반면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뷔스 아르미니우스(Jacobus Arminius, 1560-1609)는 이 구절들을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집단적 역사 경륜으로 읽었다.

영국 신학자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N.T. Wright)가 대표하는 “바울에 대한 새 관점(New Perspective on Paul)” 학파는 9장을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재정의되는 역사 이야기로 읽는다.




로마서 10장 —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10장은 9장의 신학(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서 인간의 책임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방향 선택이었다. 주권과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는 로마서 9-11장 전체가 씨름하는 문제다.


이스라엘을 향한 소원

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10장은 9장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초한 다음, 그 현실적 원인을 분석한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다(2절). 지식이 없어서도 아니다(18-21절). 자기 의를 세우려 한 것이 문제였다(3절). 신학적 오류가 아니라 방향의 오류다.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믿음의 의

5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0:9-10 —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 두 동작은 구원 고백의 구조다. 기독교 세계에서 세례 서약, 회심 고백, 신조 낭독의 형식적 뿌리가 여기에 있다.

10:13 — 요엘 2:32 인용.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엘에서 “주”는 야웨(여호와)다. 바울이 이것을 예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예수와 야웨를 동일시하는 매우 이른 기독론의 흔적이다.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겠느냐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써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써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발견되었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21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루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10장의 마지막 이미지 —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거절당하면서도 다시 손을 내미는 자세다. 이 이미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요약한다. 심판이 아니라 인내다. 그리고 이 인내가 11장의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10장의 논리 사슬: 구원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 부르려면 믿어야 한다 →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 →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선교의 필연성을 이 사슬로 논증한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에서 인용하며 보여준다.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이 “미련한 백성”으로 시기받게 될 것을 예고했고, 이사야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하루 종일 손을 벌리셨다”고 기록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10:4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 헬라어 τέλος(텔로스)는 “끝” 혹은 “목적·완성”을 뜻한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종결시켰다는 해석(종말론적 독해)과, 율법이 가리켜 온 목적지가 그리스도라는 해석(목적론적 독해) 사이에 학자들의 견해가 나뉜다. 맥락상 바울은 두 의미 모두를 담으려 했을 것이다 —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 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방향이 완성된다.

10:15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 이사야 52:7 인용.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알리는 사자(使者)에 관한 시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 전도자에게 적용한다.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발이 닿은 곳마다 좋은 소식이 들리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 남은 자와 접붙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 지파라.

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Elijah)에 관하여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무너뜨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니,

4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내게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5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렘난트) — 이스라엘 예언서의 핵심 개념이다. 아모스, 이사야, 미가, 스바냐가 모두 이 개념을 사용한다. 민족이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작은 무리를 보존하신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남은 자 중 하나임을 밝힌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의 풍요

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13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접붙임의 비유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계속 있으면 그 인자하심이 네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감람나무(올리브 나무) 비유는 9-11장의 핵심 이미지다.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접붙인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다. 이 비유의 초점은 이방인 신자가 이스라엘의 뿌리 위에 있다는 것 —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다.

11:20-22 —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경고다. 이스라엘이 믿음 없음으로 꺾였다면, 이방인도 같은 이유로 꺾일 수 있다. 대체 신학(Replacement Theology)에 대한 바울 자신의 반박이 이 단락에 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8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0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찬송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11:26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 로마서에서 가장 논쟁적인 구절 중 하나다. 세 가지 주요 해석이 분기한다. 첫째, 역사 종말에 유대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문자적 종말론). 둘째,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가리킨다(영적 해석). 셋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역사적·구원사적 독해.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 9장의 선택 신학이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변호로 완성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취소하시지 않는다.

11:33-36은 9-11장 전체의 결론이다. 논증이 끝나고 찬양이 시작된다.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신학의 마지막 지점이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로마서 12장 — 산 제사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2:1-2 — 로마서의 거대한 전환점이다. 1-11장이 신학(무엇을 믿는가)이었다면, 12-15장은 윤리(어떻게 사는가)다. 그 연결부에 이 두 절이 있다.

“산 제사” — 레위기의 제사 언어를 변환한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짐승이었다. 바울은 산 채로 드리는 제사, 곧 삶 자체를 예배로 제시한다. 헬라어 λογικὴν λατρείαν(로기켄 라트레이안)은 “이성적 예배” 혹은 “영적 예배”로 번역된다. 어느 쪽이든, 의례(儀禮)에 국한되지 않는 삶 전체의 헌신을 뜻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헬라어 μεταμορφοῦσθε(메타모르푸스테), 변형·변태를 뜻하는 동사다. 수동태다. 변화는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분별하도록 하라”는 능동이다 — 변화받은 자는 능동적으로 분별한다.





겸손과 은사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12:3-8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론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몸의 비유 —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다른 기능을 가진다. 이 비유는 다양성이 결함이 아니라 설계임을 말한다. 공동체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의 협력으로 작동한다.

12:3 “믿음의 분량대로” — 헬라어 μέτρον πίστεως(메트론 피스테오스).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척도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라는 의미다. 지나치게 높게도, 지나치게 낮게도 생각하지 말라. 이 균형이 공동체 기능의 전제가 된다.

12:6-8의 은사 목록은 고린도전서 12:8-10, 28-30의 은사 목록과 비교된다. 로마서 목록은 더 간략하고 실천적이다 —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각 은사에 수식어가 붙는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은 즐거움으로. 은사를 어떻게 행하느냐가 은사 자체만큼 중요하다.





사랑의 계명들

9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9-21은 짧은 명령들의 연속이다. 문체가 갑자기 압축적이 된다. 이 목록은 산상수훈(마 5-7장)과 깊이 공명한다 —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12:14 = 마 5:44), 원수를 위해 행동하라(12:20 = 마 5:43-48).

12:20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잠언 25:21-22에서 인용한다. 이 이미지의 정확한 의미는 논쟁 중이다. 부끄러움을 주어 회개하게 한다는 해석과, 원수를 심판에 맡긴다는 해석이 공존한다. 어느 쪽이든 요점은 같다 — 원수 갚음은 인간의 몫이 아니다.

12:21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2장 전체의 결론이자 윤리편의 기조다.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압도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 위에 있는 권세와 사랑의 완성

13장은 두 주제로 구성된다 —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한 복종(1-7절)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선언(8-10절), 그리고 종말론적 긴박감(11-14절). 얼핏 무관해 보이는 세 단락이 공통 주제로 연결된다 —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사는가.


위에 있는 권세들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2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13:6-7의 조세·관세 — 바울이 이것을 쓸 때 로마는 세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있었다.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네로 치세 초기(58년경), 간접세 징수에 대한 불만이 커져 황제가 세금 개혁을 검토했다고 기록한다(Annales 13.50-51). 바울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권면은 이 맥락에서 단순한 일반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답이었을 수 있다.

13:1-7은 신약 성경에서 정치 신학과 관련하여 가장 논쟁적인 단락이다.

바울이 이것을 쓴 배경: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Claudius, 재위 41-54년)가 41년 혹은 49년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이력이 있었다(사도행전 18:2). 네로(Nero)가 황제였던 시기(54-68년)는 아직 그리스도인 박해가 본격화되기 전이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57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였다. 이 맥락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권면은, 무정부적 성향을 경계하고 로마 당국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라는 실천적 지침이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후 수천 년간 권력이 종교에 복종을 강요할 때마다 인용되었다. 식민지 지배의 정당화, 노예제도의 옹호, 나치 정권에 대한 침묵의 근거로 쓰였다.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이 구절을 정면으로 씨름했다. 그는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할 때에는 복종 대신 저항이 신학적 의무라고 보았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된 그는 1945년 플로센뷔르크 수용소에서 처형되었다. 같은 성경 구절이 복종의 근거도 저항의 근거도 될 수 있었다 — 맥락이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바울 자신도 이 원칙을 항상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권세에 복종보다 복음을 선택했다. 13:1-7은 무조건적 복종의 원칙이 아니라 일반적 지침으로 읽어야 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

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3:8-10은 12-15장 전체 윤리편의 신학적 토대다. 12장의 은사 목록, 13장의 권세 복종, 14-15장의 강한 자·약한 자 문제 —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사랑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면, 사랑은 개별 계명들의 합산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일하는 원리다.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3:8-10 — 사랑이 율법을 요약하고 완성한다. 이것은 예수의 이중 계명(마 22:36-40, 신 6:5와 레 19:18 인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갈라디아서 5:14도 같은 방향이다. 바울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을 찾는다 — 그 핵심은 사랑이다.

13:8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 앞 단락(7절)에서 조세·관세를 “줄 것을 주라”고 했다. 이제 8절에서 “빚을 지지 말라”고 한다. 국가에 대한 의무는 갚으면 끝나지만, 사랑의 빚은 결코 다 갚을 수 없다. 이 대비가 두 단락을 연결한다. 국가에는 의무를 다하되, 형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은 영구적이다.





때가 가깝다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3:12 “빛의 갑옷을 입자” — 무기와 갑옷 은유는 에베소서 6:10-17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와 같은 흐름이다. 영적 삶이 전투라는 은유. 그러나 로마서 13장은 갑옷이 “빛”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한다. 방어 장비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다 — 빛 가운데 사는 삶이 갑옷이 된다.

13:11-14 — 윤리적 권면이 종말론적 배경을 얻는다. “때”에 대한 의식이 행동을 바꾼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고 보았다. 이 긴박감은 초기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회심 — 354년에 태어난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랫동안 그리스도교와 거리를 두었다. 386년 밀라노 정원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어 읽어라(tolle lege)”를 반복하는 것을 들었다. 그가 집어 든 성경에서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이 13:13-14였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그 자리에서 회심했다고 고백록(Confessiones, 397-400년)에 기록한다.

13:1-7은 신약 성경에서 이후 가장 많이 오용된 본문 중 하나다. 중세 황제와 교황 사이의 권력 갈등, 근대 국가들의 교회 통제, 20세기 전체주의 국가에서의 교회 복종 요구 — 모두 이 단락을 인용했다. 그러나 바울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고 쓸 때, 그 권세를 지탱하는 것은 4절의 전제다 —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선을 이루지 않는 권세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인가, 이 질문에 바울 본문은 직접 답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이후 신학의 논쟁 지점이 되었다.

13장이 끝나는 곳에서 14장이 시작된다. 외부적 권세 관계(국가)에서 내부적 공동체 관계(강한 자와 약한 자)로 시선이 이동한다.




로마서 14장 — 강한 자와 약한 자

14-15:13은 로마서 윤리편의 마지막 구체적 사례 연구다. 12장이 일반 원칙을 다루고, 13장이 국가 관계를 다뤘다면, 14-15장은 교회 공동체 안의 갈등을 다룬다. “강한 자와 약한 자” — 신학 용어가 아니라 로마 교회의 실제 집단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4장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사도행전 18:2)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54년 클라우디우스 사후 네로 때 돌아왔다. 이 5년 사이에 로마 교회는 이방인 위주로 재편되었을 것이다.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미 자리 잡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음식·절기 관습을 둘러싼 실제 마찰이 있었다. 14-15장의 “강한 자와 약한 자” 문제는 추상적 윤리 토론이 아니었다.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14장의 배경: 로마 교회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갈등이 있었다. 음식 문제 —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쓰인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날 문제 — 특정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가. 이 문제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실제 갈등이었다.

“강한 자”는 먹는 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자다.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 특정 날을 구별하는 자다. 바울은 신학적으로 “강한 자”의 편이다(15:1 “믿음이 강한 우리”). 그러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한다.

14:7-8 —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음식 논쟁 중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선언은 논쟁의 더 깊은 차원을 드러낸다. 모든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주를 위하여”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죽는 것도 아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13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4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5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6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14:17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식탁 논쟁을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들어올린다. 음식 문제가 사소해 보이지만, 그 배후에 공동체의 연합이라는 실질적 문제가 있다.

14:22-23 — 원칙의 요약. 내적 확신 없이 하는 행위는 설령 그 행위가 본질적으로 잘못이 없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믿음은 확신이다. 의심하면서 하는 행위는 그 의심 자체가 문제다.

14장에서 바울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청하는 것은 하나다 — 비판하지 말라(1, 3, 10, 13절). 서로 다른 실천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강한 자의 책임이고, 자기 확신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약한 자의 책임이다. 일치(uniformity)가 아니라 연합(unity)이 목표다.

고린도전서 8-10장도 같은 주제를 다룬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문제다. 두 본문의 차이: 고린도서는 더 구체적이고 논쟁적이다. 로마서는 더 일반화된 원칙으로 다룬다. 바울이 양쪽에 쓴 시기가 가까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가 당시 교회 전반의 실제 현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로마서 15장 — 서로 받으라, 그리고 바울의 계획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짊어져야

1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5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서로 받으라

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8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9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7 — “서로 받으라.” 14-15장 전체의 결론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이 근거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받는 것 — 이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호소다.

15:8-12 — 네 개의 구약 인용이 연속된다(시 18:49, 신 32:43, 시 117:1, 사 11:10). 이 인용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 이방인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방인의 포함이 즉흥적 계획이 아니라 오랫동안 약속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바울의 사역 원칙

14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Illyricum · ㉸ 일리리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0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1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15:19 — 일루리곤은 오늘날의 발칸 반도 서부(알바니아·크로아티아 일대)다. 예루살렘에서 그 멀리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의 자기 이해였다.

15:20 —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교 전략 원칙이다. 이미 교회가 있는 곳을 방문하되, 직접 개척하지는 않으려 했다. 이 원칙이 스페인 선교의 동기가 되었다.





예루살렘과 로마와 스페인

22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느니라.

23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스페인)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24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누린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5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3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31 내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으며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내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되고,

32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되기를 원하노라.

33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5:23-28 — 로마서를 쓴 시점의 바울의 여행 계획이 나온다. (1) 예루살렘 방문 —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간다. (2) 로마 방문. (3) 스페인 선교. 이 계획 중 예루살렘 방문은 실현되었으나(사도행전 21장), 로마에는 죄수로 도착했다. 스페인은 기록이 없다.

15:26 — 마게도냐(Macedonia, 오늘날 그리스 북부)와 아가야(Achaia, 오늘날 그리스 남부)의 헌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후서 8-9장에서 자세히 다루는 예루살렘 모금이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 모교회를 물질로 섬기는 것 — 바울은 이것을 “영적인 것”에 대한 “육적인 것”의 보답으로 이해한다.




로마서 16장 — 이름들


뵈베를 부탁한다

1 내가 뵈베(Phoebe · ㉸ 포이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는 겐그레아(Cenchreae · ㉸ 켕크레아이) 교회의 일꾼이라.

2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뵈베(Phoebe)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헬라어 διάκονος(디아코노스) — 집사, 일꾼, 봉사자. 같은 단어가 빌립보서 1:1에서 남성 직분자들에게 쓰인다. 뵈베가 로마서를 로마까지 운반했을 것으로 많은 학자가 추정한다. 이 추천 편지가 없으면, 낯선 공동체에서 편지를 전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보호자”(프로스타티스) — 고대 세계에서 사회적·법적 후원자를 가리킨다. 뵈베는 바울과 다른 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한 사람이었다. 여성 디아콘의 가장 이른 사례 중 하나다.





동역자들에게 문안

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Prisca · ㉸ 프리스카)와 아굴라(Aquila · ㉸ 아퀼라)에게 문안하라.

4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에베네도(Epaenetus · ㉸ 에파이네토스)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맺은 열매니라.

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Mary)에게 문안하라.

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Andronicus · ㉸ 안드로니코스)와 유니아(Junia)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라.

유니아(Junia) — 이 이름을 두고 수 세기의 논쟁이 있었다. 헬라어 Ἰουνίαν(이우니안)은 여성 이름이다. 초기 교부들은 유니아를 여성으로 읽고 사도라 불렀다. 크리소스토모스(John Chrysostom · ㉸ 요한 크리소스토무스)(4세기)는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김을 받는” 유니아를 찬양했다. 그러나 중세 이후 일부 필사본과 주석에서 이 이름을 남성형 유니아스(Junias)로 바꾸었다. 20세기 후반부터 여성 유니아 해석이 다시 학계 주류가 되었다. 성경 문헌 전체에서 유니아스라는 남성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다.

8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Ampliatus · ㉸ 암플리아토)에게 문안하라.

9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Urbanus · ㉸ 우르바누스)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Stachys · ㉸ 스타키스)에게 문안하라.

10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Apelles · ㉸ 아펠레스)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불로(Aristobulus · ㉸ 아리스토불로스)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11 내 친척 헤로디온(Herodion)에게 문안하라. 나깃수(Narcissus · ㉸ 나르키수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Tryphaena · ㉸ 트리파이나)와 드루보사(Tryphosa · ㉸ 트리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Persis · ㉸ 페르시스)에게 문안하라.

13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Rufus · ㉸ 루푸스)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표현 — 실제 혈연이 아니라 어머니처럼 대해 주었다는 뜻이다. 루포는 구레네(Cyrene) 사람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막 15:21).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 만약 이 연결이 맞다면, 루포의 어머니는 골고다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 그러나 이것은 확인할 수 없다.

14 아순그리도(Asyncritus · ㉸ 아신크리토스)와 블레곤(Phlegon · ㉸ 플레곤)과 허메(Hermes · ㉸ 헤르메스)와 바드로바(Patrobas · ㉸ 파트로바스)와 허마(Hermas · ㉸ 헤르마스)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 빌롤로고(Philologus · ㉸ 필롤로구스)와 율리아(Julia)와 네레오(Nereus · ㉸ 네레우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Olympas · ㉸ 올림파스)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3-16 — 28명의 이름이 열거된다. 이것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가장 긴 문안 목록이다. 이름들을 분석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 구성이 보인다. 노예 이름으로 추정되는 것들(암블리아, 헤르메스, 헤르마스 등), 라틴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이 섞여 있다. 여성 이름이 다수다 — 뵈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당시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역할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 경고

17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 이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20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동역자들의 문안

21 나의 동역자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와 나의 친척 누기오(Lucius · ㉸ 루키우스)와 야손(Jason)과 소시바더(Sosipater · ㉸ 소시파트로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Tertius · ㉸ 테르티우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Gaius · ㉸ 가이우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Erastus · ㉸ 에라스토스)와 형제 구아도(Quartus · ㉸ 콰르투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더디오(Tertius) — 로마서를 실제로 받아 쓴 사람이다. 고대에는 구술로 편지를 작성하고 서기가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디오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삽입했다 —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 편지 어디에도 서기(書記)가 이름을 밝힌 경우는 이것이 유일하다.

에라스도(Erastus) — “이 성의 재무관.” 1929년 고린도 발굴 중 “에라스도가 조영관(造營官, aedile)직의 대가로 자비로 이 포장도로를 놓았다”는 비문이 발견되었다. 모든 학자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로마서의 에라스도와 같은 인물이라면,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도시 상류층 인물도 포함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송영

25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이름들로 끝난다. 신학이 이름으로 끝난다. 1:17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서 출발하여, 세계의 죄와 의와 선택과 성령과 이스라엘과 윤리를 거쳐, 마지막에 이른 곳은 구체적인 사람들 — 뵈베, 브리스가, 유니아, 더디오.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공동체에 보낸 편지이면서, 그가 이토록 많은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했는지를 보여준다. 로마 교회는 낯선 곳이 아니었다. 이미 거기에 그가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로마서는 AD 57년경, 바울이 세 번째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 때 쓰였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로마까지 닿을 수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 했다. 그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결국 죄수로 로마에 도착했다. 하지만 편지는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문서 중 하나가 되었다.


[image: 고린도전서 표지]








고린도전서

문제 많은 교회에 보낸 가장 실제적인 편지.




고린도전서 조망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AD 55년경). 분쟁·근친상간·소송·결혼·우상 제물·예배 질서·은사·부활까지. 13장 사랑의 송가, 15장 부활의 신학이 정점.


1부 · 교회의 문제 (1~7장)

분파·도덕·소송·결혼



2부 · 예배와 사랑 (8~14장)

우상 제물·만찬·은사·사랑



3부 · 부활 (15~16장)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




고린도전서 1장 — 십자가의 어리석음


인사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Paul · ㉸ 바오로)과 형제 소스데네(Sosthenes · ㉸ 소스테네)는,

2 고린도(Corinth · ㉸ 코린토)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또한 각처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주이기도 하고 우리의 주이기도 하다.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고린도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지협 위의 도시였다. 동쪽 사로니코스 만과 서쪽 코린트 만, 두 항구를 동시에 쥔 교역의 중심지였다. 아크로코린트 산 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서 있었고, 고대에 1000명의 신전 매춘부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로마 시대 재건 이후엔 다신교와 극단적 도덕적 자유가 공존하는 도시였다. 바울이 이곳에서 18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세웠고(사도행전 18장), 이후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썼다. 기록 시기는 AD 54-55년경으로 추정된다.





감사

4 나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너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5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서 풍족하게 된 까닭이다.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 견고해진 대로,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으니,

8 주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9 너희를 부르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분파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Chloe · ㉸ 클로에)의 집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렸다.

12 이것을 내가 말하노니, 너희 각각이 이르되 “나는 바울(Paul)에게,” “나는 아볼로(Apollos · ㉸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Cephas · ㉸ 케파)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한다는 것이다.

13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14 나는 그리스보(Crispus · ㉸ 크리스포)와 가이오(Gaius)를 제외하고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15 이는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게 하려 함이다.

16 내가 또한 스데바나(Stephanas · ㉸ 스테파나)의 집에도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다른 아무에게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

17 이는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신 것이 세례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말의 지혜로써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 이것은 교사를 추종하는 파벌이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웅변가였고(사도행전 18:24),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지도자를 철학 학파의 스승처럼 여겼고, 그 이름을 배지처럼 달았다. 바울의 응수는 단호하다. 십자가는 분파를 허용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어리석음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1:23은 바울 신학 전체의 핵심 명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십자가는 노예와 최하층 범죄자를 처형하는 도구였다. 로마 시민은 법으로 십자가형을 면제받았다. 이것을 구원의 도구로 선포하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철학적 추문이자 정치적 위험이었다. 유대인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신명기 21:23)였으므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역설이었다. 헬라인에게는 신이 인간의 형태로 처형당한다는 것 자체가 철학적으로 무의미했다. 바울은 이 역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부르심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27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28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묘사하는 방식이다. 고린도 교회는 사회 상류층 중심이 아니었다. 노예, 이방인, 여성, 하층 장인들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바울의 요점은 사회학적 관찰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역설적 선택을 통해 스스로의 방식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자랑할 토대가 없는 자들이 모인 것이, 모든 자랑의 근거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명한다.




고린도전서 2장 — 영적 지혜


십자가 외에는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라.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3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5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초기 사역을 이렇게 묘사한다. 사도행전 18장은 이 시기 바울이 심한 압박 속에 있었음을 전한다.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 쫓겨나고,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에게 조롱당한 직후였다. 최고의 웅변으로 무장한 도시 고린도에 들어갈 때 그는 초라했다. 이것이 전략이라기보다 사실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6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지혜도 아니요, 없어질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7 우리는 비밀한 것, 곧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것이다.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11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2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노니,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2:9의 인용은 이사야 64:4와 65:17에 느슨하게 대응한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 어떤 구약 본문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바울 시대에 유통되던 다른 전승에서 온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인용의 출처가 아니라 방향이다 —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인간의 모든 인식 경로를 벗어나 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들은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알 수도 없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2:14-16의 구분은 “육에 속한(프시키코스 — 혼의 영역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프뉴마티코스 — 영의 영역에 속한) 사람”의 구분이다. 헬라 철학의 영육 이분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바울의 구분은 플라톤처럼 물질 대 비물질이 아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다. 이 구분이 3장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육에 속한” 범주로 분류한다 — 분파 갈등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직도 육에 속하였느냐

1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하듯 말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육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듯 하였다.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못하느니라.

3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하기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냐?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건물의 비유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하라.

11 이미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각 일한 것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밝히 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사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사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 이 구절은 중세 가톨릭 연옥(Purgatorium) 교리의 성경적 근거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사후 정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날 사역의 질을 검증받는 것을 가리킨다. 구원 자체는 보장되나, 사역의 결과는 불의 심판을 거친다는 뜻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이다. 개별 신자가 성전이라는 뜻이 아니라(6장에서 그 논증이 나온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전이라는 것이다. 성전 비유는 건물 비유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공동체가 분파로 쪼개지는 것은 성전을 훼손하는 행위다.

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19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고,

20 또 “주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3장의 역설적 결론 — 분파들은 각자 특정 지도자를 소유하려 다퉜다. 바울은 역전시킨다.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지, 너희가 지도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한다. 소유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다.




고린도전서 4장 — 사도의 정체


그리스도의 일꾼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의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것이 나를 옳다 함을 얻지 못하겠고,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가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들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 이것은 무죄 선언이 아니다. 다음 절에서 바울 자신도 자기를 옳다 할 수 없다고 말한다. 양심이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뜻이 아니다. 최종 판단은 주께 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을 비교·판단하는 행위에 대한 응답이다.





이미 배부른 자들

6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아 “기록된 것 이상으로 지나치지 말라”는 것을 배우게 하고, 너희 중 하나가 다른 이에게 대항하여 교만을 부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거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8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고,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도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할 수 있도록.

9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우리 사도들을 맨 마지막에 두신 것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같이 두신 것이니, 우리는 세상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11 지금도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 없으며,

12  또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 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 비방을 받은즉 위로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4:8의 반어법은 날카롭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고, 우리 없이 왕이 되었도다” — 고린도 교인들 일부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이미 완성된 것으로 여겼다. 과잉 실현된 종말론(over-realized eschatology)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어려움은 없고, 영적 승리와 풍요만 있다는 신학이다. 바울의 사도직 묘사는 그 정반대다. 배고프고, 맞고, 세상의 찌꺼기처럼 취급받는 것이 사도의 현실이다.





아버지의 마음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 함이라.

15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 그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도를 너희로 생각나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으니라.

18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여 교만해졌으나,

19 주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임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교사는 많을 수 있으나, 영적 의미의 아버지는 복음으로 이 교회를 낳은 바울 하나다. 이 호소는 분파 갈등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를 보여준다. 강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고린도전서 5장 — 누룩을 내보내라


음행을 처리하라

1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것이 실로 들리는구나.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다.

2 그런데 너희가 교만하여지고 오히려 슬퍼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 계모와의 관계를 가리킨다. 로마법도, 유대 율법도 이것을 금지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가 이를 알면서도 오히려 교만해졌다는 것이다. 자유의 표시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바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하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궁극적 구원이다.





묵은 누룩을 내보내라

6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보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가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8 이러므로 묵은 누룩도 아니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도 아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절기를 지키자.

유월절과 누룩 — 유월절 전날 밤 유대 가정에서는 집 안에서 모든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의례가 있었다. 바울은 이 유대 절기의 이미지를 가져온다.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면, 이제 교회는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새 절기의 공동체다. 음행을 묵인하는 것은 묵은 누룩을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라

9 내가 이전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썼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보내라.

“이전 편지” —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현재 고린도전서 외에도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 편지는 소실되었다.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바울 서신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었다는 뜻이다. 5:9의 이 언급은 초기 기독교 문헌의 역사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고린도전서 6장 — 몸은 성전이라


성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라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일 판단하게 될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구나.

7 이미 너희가 서로 고발함으로 너희에게 완전히 잘못이 있느니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더구나 형제에게 하는구나.

로마 고린도에서는 법정 소송이 매우 활발했다. 사회적 명예와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공개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상류층 문화의 일부였다. 바울은 이 관행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을 비판한다. 신자들끼리의 분쟁을 이교 법정에 가져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패배라는 것이다. 이미 손해를 보는 것이 소송보다 낫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6:9-10의 목록은 신약에서 가장 자주 논쟁되는 구절 중 하나다. 특히 “탐색하는 자(말라코이)”와 “남색하는 자(아르세노코이타이)”의 번역과 의미에 관한 학술 논쟁이 오래 이어졌다. 말라코이는 문자적으로 “부드러운”이라는 뜻으로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아르세노코이타이는 바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합성어로, 레위기 18:22과 20:13의 그리스어 번역을 조합한 것처럼 보인다. 이 두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현대적 적용은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몸은 성령의 전이라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어느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13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도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나니,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 이 어구는 고린도 교인들이 즐겨 쓰던 슬로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조건을 붙인다.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가하나 제재를 받겠다.” 음식 논쟁과 달리, 몸의 문제는 다른 차원이다. 바울의 논리는 부활에 근거한다. 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렇다면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다.




고린도전서 7장 — 결혼과 독신


결혼에 대하여

1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 말하노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라.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내가 이것을 허락으로 한 말이요, 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니라.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7장은 신약에서 결혼·독신·이혼을 가장 자세히 다루는 본문이다. 그러나 본문 자체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유보를 표시한다. “허락으로 한 말이요, 명령이 아니다”(6절), “주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한다”(25절). 이것은 신약 내에서 가장 솔직한 권위의 자기 제한 중 하나다. 그런 유보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이후 교회 결혼 윤리의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미혼자와 과부에 대하여

8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혼에 대하여

10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나는 아니요 주가 명하시는 것이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11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주가 아니라 내 의견이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15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느냐?

7:15의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이른바 “바울 특권(Pauline Privilege)”이라 불리며 가톨릭 혼인법에서 혼인 무효 사유 중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이 구절은 주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의견임을 명시한다. 그 유보가 오히려 이 구절의 역사적 무게를 더한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라.

19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라.

20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있으라.

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에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이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

25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으로 신실하게 된 자로서 내 의견을 말하노라.

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현재의 환난으로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네가 아내에게 얽매었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가 이것을 면하게 하려 함이라.

29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는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0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어 있느니라.

34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맞게 하여 분심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 그러나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에 대하여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되거든, 그 처녀가 나이도 지났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그 원하는 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다. 혼인하게 하라.

37 그러나 그 마음이 굳세어서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를 그냥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잘하는 것이니라.

38 그러므로 혼인시키는 자도 잘하거니와 혼인시키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39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 그러나 내 의견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라. 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7장 전체의 배경은 바울의 종말론적 긴박감이다. “때가 단축하여졌다”(29절) —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다. 이 전제에서 결혼의 의무와 책임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독신은 주를 향한 온전한 헌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을 죄로 보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 균형이 7장의 복잡한 구조를 만든다.




고린도전서 8장 — 우상 제물과 지식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우상 제물 문제 — 고린도의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 상당량은 신전에서 제사 드린 뒤 처분된 것이었다. 신전은 제물의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팔거나 잔치에 썼다.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는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주요 논쟁이었다. “지식 있는” 그룹은 우상이 실재하지 않으므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약한” 그룹은 그 음식을 먹으면 실제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느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알기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이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까지 그 습관이 남아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까닭에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럽혀지느니라.

8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잃을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얻을 것도 없느니라.





약한 자를 위하여

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으리라.

8장의 결론은 지식의 한계를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다. 지식은 맞다 — 우상은 없다. 그러나 그 지식이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지식이 사랑을 이긴 것이다. 바울의 기준은 “내가 옳은가”가 아니라 “내 행동이 형제를 세우는가”다. 이 원리는 9-10장으로 이어지며, 바울 자신이 그 원리를 어떻게 자신의 삶에 적용했는지를 보인다.




고린도전서 9장 — 사도의 권리


내가 자유한 자가 아니냐

1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주 안에서 내 일이 아니냐?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너희가 주 안에서 내 사도직의 인 됨이라.

3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이로 자세히 말할 것은

4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Cephas)와 같이 믿음의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 어찌 나와 바나바(Barnabas · ㉸ 바르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7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느냐? 누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때를 치고 그 양 때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 내가 사람의 뜻에 따라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갈고 씨 뿌리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하겠고, 떠는 자는 나누어 가질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하느니라.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심었은즉, 우리가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한 것이겠느냐?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차이가 드러난다.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았다.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했다. 9장 전체는 8장의 원리를 바울 자신에게 적용한 것이다. 형제를 위해 고기를 포기하겠다는 원칙을 자신은 사도로서의 물질적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먼저 실천했다.





그러나 나는 쓰지 않는다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그렇게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니라. 나의 자랑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7 내가 자원하여 이것을 한다면 상을 받겠지만, 자원하지 아니한다 해도 그것은 내게 맡겨진 직책이니라.

18 그러면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20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

22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경주자처럼

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달음질하라.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 그러므로 나는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며,

27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자기 자신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9:24-27은 고린도가 배경이 되는 이유가 있다. 2년마다 고린도에서는 이스트미아 경기(Isthmian Games)가 열렸다. 올림픽과 함께 범그리스 주요 경기 중 하나로, 바울이 고린도에 있던 시기에 경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고린도 시민들에게 “경주자”와 “면류관”의 이미지는 추상적 비유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었다.




고린도전서 10장 — 출애굽의 경고


이스라엘의 본보기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바라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니라.

6 이러한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같이 즐겨 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7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 노는지라” 함과 같으니라.

8 또 그들 중의 어떤 자들과 같이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들의 음행으로 인해 하루에 이만삼천 명이 죽었느니라.

9 또 그들 중의 어떤 자들과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이 뱀에게 멸망하였느니라.

10 그들 중의 어떤 자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들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

11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0:4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물을 제공한 반석(출애굽기 17장)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 이것은 바울의 독특한 해석학이다. 구약의 사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표(類表, typology)로 읽는다. 광야 이스라엘의 경험 — 구름, 바다, 만나, 반석의 물 — 이 세례와 성만찬의 원형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했다는 경고가 핵심이다.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받은 자들도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쓰러질 수 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

1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15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 떡이 하나요, 우리가 많을지라도 모두 한 떡에 참여하므로 우리가 한 몸이니라.

18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무엇이냐고 하느냐? 우상이 어떤 것이냐고 하느냐?

20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22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보다 강하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27 믿지 아니하는 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 그런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내가 감사하는 그것에 대하여 어찌 남에게 비방을 받으리요?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10장이 8장과 다른 점은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그어준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사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 이방인 집에 초대받아 차려진 음식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누가 “이것은 신전 제물”이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준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 기준은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미치는 영향이다.




고린도전서 11장 —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머리 가리개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같음이라.

6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것이면 가릴지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어야 하느니라.

11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14 남자에게 긴 머리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16 논쟁하려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11:3-16은 신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다. “머리”의 의미(권위인지, 근원인지), “천사들로 말미암아”의 뜻, “본성이 가르치다”는 표현 — 모두 논쟁 중이다. 가장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 예배 중 머리 가리개를 둘러싼 갈등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다. 바울은 창조 질서와 당시 문화적 관례를 모두 동원해 논증한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서 스스로 균형을 잡는다 —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독립하지 않는다.





주의 만찬

17 이제 내가 명하는 것에서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많기 때문이다.

18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열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19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초대 교회의 만찬(아가페, 愛餐)은 실제 저녁 식사였다. 각자 음식을 가져오거나, 교회 후원자들이 제공했다. 부유한 자들은 먼저 와서 먹고, 일이 늦게 끝나 오는 가난한 자들(노예 등)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이 주의 만찬을 둘러싼 불평등이었다.





최후 만찬 전승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1:23-26은 신약에서 최후 만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마태·마가·누가복음보다 앞선다. 이 편지는 AD 54-55년에 쓰였고, 복음서들은 이보다 10-30년 후에 기록되었다.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명시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구전 전승의 공식 언어다. 이 전승 자체는 AD 35년경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성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나를 기념하라(아나므네시스)”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현재 속에 과거를 불러오는 행위다.





분별하여 먹으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가 판단받기 위하여 모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갈 때에 바로잡겠노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 이 구절의 해석이 종교개혁 시대 논쟁의 핵심이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의 떡에 실재한다고 보았다(공재설). 츠빙글리는 기념의 의미라고 보았다. 칼뱅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영적 임재를 주장했다. 가톨릭은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공식 교리로 가진다. 바울의 원문 자체는 이 신학적 분류를 강제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린도 상황에서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먹어버리는 행위, 즉 공동체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 한 몸 여러 지체


성령의 은사

1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리고 끌렸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라.

7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2장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갈등에 대한 응답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가장 높은 은사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방언(glossolalia)은 황홀경 중에 나오는 비일상적 언어 표현으로, 당시 이방 종교에서도 알려진 현상이었다.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 목적이 공동체의 유익임을 강조한다.





한 몸의 비유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라.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으며,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나니,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은사의 목록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탁월한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31의 마지막 구절 “가장 탁월한 길”이 13장으로 이어진다. 방언도, 예언도, 다른 어떤 은사도 아닌 사랑(아가페)이 그 길이다. 12장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다루고, 13장은 그 모든 은사를 위한 원리를 제시한다. 바울은 방언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언을 최고 은사로 추구하는 분위기는 교정한다.




고린도전서 13장 —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13장은 12장의 은사 목록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 12장에 나온 모든 것이 여기서 조건문에 걸린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전부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구절은 종종 독립적 시로 낭독되지만, 원래 맥락은 은사 갈등 한복판이다. 결혼식에서 자주 읽히는 13장은 사실 교회 내 파벌 싸움에 보내는 편지의 일부다.





사랑은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7절의 구조는 주목할 만하다. “사랑은 ~다”로 시작하는 긍정 문장(오래 참고, 온유하며)이 두 개 나온 후, “사랑은 ~하지 아니하며”의 부정 문장이 여덟 개 이어진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며”의 긍정 네 개로 마무리된다. 부정의 목록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보인다.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유익 추구, 성냄 — 이 모든 것이 1-12장에서 지적된 고린도의 문제들이다. 사랑의 정의가 곧 고린도를 향한 교정이다.





사랑은 영원하다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13:12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 고린도는 청동 거울 제조로 유명했다. 당시 거울은 오늘날의 유리 거울과 달리 청동면에 비친 상이었고, 상이 희미하고 뒤집혀 보였다. 이 일상적 물건이 인식론적 비유가 된다. 지금 우리의 지식은 구부러진 청동 거울의 상처럼 불완전하다. 온전한 인식은 다가올 것이다.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왜 믿음이나 소망이 아닌가? 믿음과 소망은 완성될 때 사라진다. 믿음은 볼 때 필요 없게 되고, 소망은 이루어질 때 끝난다. 그러나 사랑은 완성 속에서도 남는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이다(요한1서 4:16). 사랑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존재하는 유일한 덕목이다.

13장의 위치 — 이 장을 둘러싼 12장과 14장이 모두 은사를 다룬다. 13장은 은사들의 한가운데 삽입된 기준이다. 은사는 도구다. 사랑이 그 도구를 쓰는 방향이다.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니다. 방언보다 방언 없는 사랑이 낫다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 방언과 예언


예언을 사모하라

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는 자가 방언을 말하는 자보다 뛰어나니, 이는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위하여 해석하여 주지 아니하면 모르지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6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7 혹 피리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8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0 이를테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으되 뜻이 없는 소리는 없나니,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되리라.

12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사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을지라도 남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느니라.

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방언 만 마디보다 내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기를 원하노라.

14:18-19는 아이러니한 자기 공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방언 만 마디보다 다섯 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낫다. 자신도 방언을 충분히 경험했으므로 이것이 방언 폄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예배의 질서

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그러나 생각하는 것에는 어른이 되라.

21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하는 자와 다른 입술 가진 자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니라.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26 그런즉 형제들아, 어떻게 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0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복종하나니,

33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와 같이

34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36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14:34-35는 신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구절 중 하나다. 11장에서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전제했다(11:5). 그런데 여기서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일부 학자들은 34-35절이 후대에 삽입된 구절이라고 본다 — 일부 사본에서 이 구절이 40절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학자들은 11장의 예언·기도와 14장의 “말하는 것”을 구분한다 — 후자가 예배를 방해하는 질문이나 발언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아직 수렴되지 않았다.





마무리

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장의 결론은 예언과 방언 모두를 긍정한다. 방언을 금하지 말되,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질서 있게. “화평의 하나님”(33절)이 예배 질서의 근거다. 혼란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5장 —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내가 받은 것을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게바(Cephas)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 있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James)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5:3-7은 신약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형식이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는 구전 전승을 공식 전달하는 관용 표현이다. 이 편지가 AD 54-55년에 쓰였고, 바울이 이 전승을 받은 것은 AD 35-38년경 다메섹 사건과 예루살렘 방문 무렵으로 추정된다. 즉 이 신앙 고백은 예수 죽음 후 불과 5-7년 이내에 형성된 것이다. 부활 증인 명단이 구체적이다 — 게바(베드로), 열두 제자, 오백여 명,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 자신. “지금까지 살아 있는 자도 있고”라는 말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2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15:12-19의 논증 구조는 치밀하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 그러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 — 그러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다 —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 그러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 그러면 죽은 자들도 망했다.” 이 연쇄는 기독교 신앙이 부활에 전적으로 의존함을 보여준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선언이다. 철학적 위안이나 도덕 체계로 축소될 수 없다.





죽음에 대한 승리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죽은 자를 위한 세례

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 내가 에베소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니라.

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15:29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 — 이 구절은 신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세례를 실제로 행한 집단이 고린도에 있었는가? 바울이 이 관행을 정죄하지 않고 논거로만 사용한다는 점이 독특하다. 후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모르몬교)가 이 구절에 근거해 사자를 위한 세례를 시행한다. 정통 교회 전통에서는 이 구절이 특정 관행을 지지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





부활의 몸

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로다.

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마지막 나팔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15:51-58은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47번 베이스 솔로의 가사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1741년 헨델이 작곡한 곡에서 베이스와 트럼펫이 함께 울린다. 이 구절이 음악으로 설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본문 자체가 이미 나팔 소리와 변화의 이미지를 가득 담고 있다.

15장은 신약에서 부활을 가장 길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본문이다. 바울은 다음 세 가지를 논증한다. 첫째,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다(1-11절). 둘째,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붕괴한다(12-19절). 셋째, 부활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가(35-58절). 부활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과 다르다.




고린도전서 16장 — 마라나 타


성도를 위한 연보

1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Galatia · ㉸ 갈라티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거두지 않게 하라.

3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리라.

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마땅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루살렘 연보는 바울의 이방 교회 사역에서 중요한 의제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했다. 로마 제국 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는 것은 신학적 의미를 가졌다 —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감사이자, 유대 교인과 이방 교인이 하나임을 상징하는 행위였다. 바울은 이 연보를 로마서 15장과 고린도후서 8-9장에서도 거론한다.





여행 계획

5 내가 마게도냐(Macedonia · ㉸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겠노라.

6 혹 너희와 함께 머물기도 하며 겨울을 지낼 수도 있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가는 어디든지 나를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 이번에는 지나가는 길에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함이라.

8 내가 오순절(Pentecost)까지 에베소에 머물리니,

9 내게 크고 효과 있는 문이 열렸고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





동역자들에 대하여

10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그를 조심하여 두어라. 그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써 행하는 자이니,

11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그를 보내어 평안히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를 형제들과 함께 기다리노라.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기를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마지막 권면

13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강하게 하라.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5 형제들아, 스데바나(Stephanas)의 집 안 식구는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그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16 이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17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Fortunatus · ㉸ 포르투나토)와 아가이고(Achaicus · ㉸ 아카이코)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들은 너희가 나에게 아쉬워했던 것을 채워 주었느니라.

18 그들이 나의 영과 너희 영을 시원하게 하였으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문안과 마라나 타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Aquila · ㉸ 아킬라)와 브리스가(Prisca · ㉸ 프리스카)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20 여러 형제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1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가 임하시느니라. 마라나 타(Maranatha).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이와 함께하라.

“마라나 타(מָרַנָא תָּא)” —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기도다. 신약성경에 보존된 몇 안 되는 아람어 표현 중 하나다(다른 예로는 게세마네에서의 “아빠(Abba)”, 치유 말씀 “달리다굼(Talitha cum)”, 십자가 위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등이 있다). 이 기도는 사도행전 이전 팔레스타인 예수 공동체에서 사용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기도 형식 중 하나다. 요한계시록 22:20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와 같은 기원이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브리스길라) —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 그리스도인 부부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만난 동역자들이다(사도행전 18:2-3).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 나중에 에베소에 정착해 교회를 집에서 열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들 이름이 또 등장한다. 신약에서 부부가 함께 사역의 동반자로 반복 등장하는 드문 사례다.

16장으로 고린도전서가 닫힌다. 1장에서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로 시작된 편지는, 마지막에 “마라나 타”라는 한 기도로 끝난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바울의 시선은 마지막 나팔을 향해 있다. 주가 오시고, 그 오심 앞에서 지금의 모든 논쟁은 다른 크기로 자리를 잡는다.


[image: 고린도후서 표지]








고린도후서

가장 개인적인 편지 — 사도의 약함과 자랑.




고린도후서 조망

고린도후서는 격렬한 갈등 후 화해의 편지(AD 56년경).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글. 사역의 영광과 짐, 약함과 자랑,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 거짓 사도들과의 변증 — 사역의 정직한 풍경.


1부 · 화해와 사역 (1~7장)

위로·새 언약·약함의 영광



2부 · 헌금 (8~9장)

예루살렘 가난한 자 모금



3부 · 사도의 변증 (10~13장)

거짓 사도와의 대립




고린도후서 1장 — 위로의 하나님


인사

1 바울(Paul · ㉸ 바오로)과 형제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Achaia · ㉸ 아카이아)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한다.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환난 속의 위로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곧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4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능히 어떤 환난 중에 있는 자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려 하신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6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 위로가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한다.

7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하다. 이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것을 앎이라.

1절에서 바울이 쓴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시스(παράκλησις — 위로, 격려)’는 이 장에서만 열 번 이상 반복된다. 이 편지는 위로에서 시작한다. 고린도전서가 교훈과 질책으로 가득했다면, 고린도후서는 먼저 위로로 손을 내민다.





아시아의 환난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노라.

9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다.

10 하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우리가 그에게 바라노니,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8절의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바울은 말하지 않는다. 에베소에서의 폭동(사도행전 19장)인지, 그보다 더 심각한 투옥이나 처형 위기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바울은 내용보다 그 경험이 가져다준 신학적 통찰을 전한다 —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변경된 여행 계획을 변호함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13 우리가 너희에게 읽거나 알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15 이 확신으로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이르러 너희에게 두 번의 은혜를 주고자 하였다.

16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Macedonia · ㉸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나를 유대(Judea · ㉸ 유다) 지방으로 보내 주기를 원하였노라.

17 이렇게 계획하였을 때에 경솔히 행하였겠느냐? 내가 계획하는 것이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는 동시에 ’아니요, 아니요’를 하는 것이겠느냐?

18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니라,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Silvanus · ㉸ 실바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요’가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왜 오지 않았나

23 내가 내 목숨을 두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부르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로라.

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섰음이라.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비판에 답한다. 비판자들은 그가 계획을 바꾼 것을 경솔함, 혹은 두려움의 증거로 삼았다. 그러나 바울의 답은 다르다 — 나는 슬픔으로 너희를 다시 만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이다. 변경된 여정은 약함이 아니라 배려였다. 고린도후서 전체가 이 변호에서 시작하여 이 변호로 끝난다.




고린도후서 2장 — 슬픔의 편지, 용서의 지시


왜 다시 슬픔으로 가지 않으려 했나

1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근심으로 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외에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

3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받을까 염려함이요, 또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4 내가 마음에 큰 환난과 애통함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보다 앞서 바울이 보낸 이른바 “눈물의 편지”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0-13장이 그 편지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다수는 별개의 분실된 편지로 본다.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 울었다고 고백한다. 편지는 훈계가 아니었다 — 고통에서 나온 사랑의 토로였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하여 —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6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받은 벌이 족하도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9 내가 이를 위하여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함이라.

10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니라.

5절에서 언급되는 “근심하게 한 자”의 신원은 불분명하다. 고린도전서 5장의 근친상간 사건과 연관된 인물인지, 바울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별개의 인물인지 —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구체적 이름 대신 사건의 윤리적 결론을 향해 나아간다. 징계는 이미 충분했다. 이제는 용서할 때다.





디도를 만나기까지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Troas · ㉸ 트로아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13 내 형제 디도(Titus · ㉸ 티토)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17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로서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선교의 문이 열렸음에도 디도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떠난다.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선교 기회보다 동역자의 안부가 더 급했다는 뜻인가 — 아니면 디도가 고린도에서 가져올 소식이 선교 전략 전체를 결정할 만큼 중요했다는 것인가. 7장에서 디도와의 재회가 어떻게 바울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지 서술된다.




고린도후서 3장 — 새 언약의 일꾼


살아있는 편지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너희에게 또는 너희에게서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느냐?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것이니,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추천서는 실질적 신임장이었다. 교사나 사도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 기존 공동체의 편지가 그의 정체성을 보증했다. 바울은 이 관행을 뒤집는다 —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의 추천서다. 그들의 삶이 바울의 사역을 증명한다.





새 언약의 우월함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넘치는 영광이 있느니라.

10 전에 영광되던 것이 이 점에서 더 뛰어난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없어졌느니라.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영구할 것은 더욱 영광 안에 있느니라.

바울이 인용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34장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빛을 감당하지 못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바울은 그 수건의 의미를 다르게 읽는다 — 수건은 모세의 얼굴이 가진 영광의 한계, 즉 사라져 가는 영광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율법의 영광은 일시적이다. 새 언약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





모세의 면박

12 우리가 이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수건을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

14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졌으니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17절) — 이 구절은 영성주의적으로 잘못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 맥락은 다르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의 문자성에 대비되는 영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수건으로 가려진 얼굴이 아니라, 수건이 벗겨진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유다. 종교 의례나 민족적 경계에 의해 차단된 하나님과의 접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접근이다.




고린도후서 4장 — 질그릇 속의 보배


낙심하지 않는 이유

1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 창세기 1:3의 반향이다. 바울은 첫 창조를 새 창조의 원형으로 읽는다. 그때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듯, 하나님은 지금 복음으로 마음 안에 빛을 비추신다. 빛의 창조와 복음의 선포 사이에는 같은 구조가 있다.





질그릇과 보배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질그릇(ὀστράκινα σκεύη)”은 1세기 지중해 세계의 가장 흔하고 값싼 그릇이었다. 깨지기 쉽고, 교체 가능하고, 아무 가치가 없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사도직을 이 그릇에 비유한다. 그 안에 담긴 복음이 보배다. 그릇이 부서질수록 안의 빛이 더 잘 새어 나온다는 역설이 이 장 전체를 이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자주 사랑받는 이미지다.





죽음과 생명의 역설

13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이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더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16절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구분이다. 이것은 플라톤의 육체-영혼 이원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바울에게 겉사람은 단지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현세적 존재 전체, 시간 안에서 닳아 가는 모든 것이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매일 새롭게 하는 영역이다. 낡아 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이 같은 사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바울의 통찰이다.

17절의 “경한 것”이라는 번역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앞서 바울은 매질과 투옥과 죽음의 위협을 나열했다. 그것이 어떻게 “경한” 것인가? 비교의 기준이 다르다 —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어떤 환난도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시간 감각의 재조정이다.




고린도후서 5장 — 새로운 피조물


장막과 집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3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9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절의 “장막 집(οἰκία τοῦ σκήνους)”은 천막, 임시 거처를 뜻한다. 바울은 천막 제조자였다(사도행전 18:3). 자신이 만든 것과 같은 이미지를 쓰면서 육체적 삶을 임시 거처로 규정한다.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짓지 않는다 — 하나님이 지으신다. 바울의 부활론은 영혼 불멸론이 아니다.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심판대 앞에서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졌기를 바라노라.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새로운 피조물(καινὴ κτίσις)”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변화를 가리키지 않는다. 창세기의 창조를 배경으로 한 우주적 언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자체가 갱신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선포는 묵시적 어조를 띤다 — 이것은 새 시대의 선언이다.

21절은 신약 전체에서 대속 신학이 가장 압축된 형태로 표현된 구절이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 예수는 죄가 없었다. “죄로 삼으셨다” — 죄의 짐이 그에게 전가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로운 지위를 받는다. 이 구절이 성취하는 교환은 신학에서 ’기쁜 교환(fröhlicher Wechsel)’이라 불려 왔다. 루터가 이 개념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을 보았다.




고린도후서 6장 — 지금이 은혜의 때


화목의 일꾼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아니하고,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며,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8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4-10절은 바울이 작성한 자기 소개서이면서 동시에 역설의 목록이다. “같으나… 사실은”의 구조가 일곱 번 반복된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의 간격이 이 구절 전체를 이끈다. 이 역설은 수사적 장치가 아니다 — 바울이 실제로 경험한 삶이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다

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표시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 그리스도와 벨리알(Belial)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15절의 “벨리알(בְּלִיַּעַל)”은 히브리어로 “무가치한 것”, “쓸모없는 것”을 뜻하는 단어에서 왔다. 쿰란 문서와 사해 사본의 유대 묵시 문학에서 사탄 혹은 악의 인격화된 존재로 발전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것은 헬라어 독자들에게는 낯선 단어였을 것이다.

14-18절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는 단락은 고린도후서의 나머지 부분과 톤이 급격히 달라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별개의 편지 조각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바로 앞에서 바울은 마음을 넓히라고 했고, 이 단락에서는 분리를 명한다. 이 긴장은 해소되지 않은 채 7장으로 넘어간다.




고린도후서 7장 — 디도의 보고, 후회 없는 회개


성결의 권면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의 기쁨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려 함이라.

4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6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그가 옴으로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도 하셨으니, 그가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한 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노라.

5절의 묘사는 생생하다.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외부의 적대와 내부의 불안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었다. 위로는 디도가 왔을 때 왔다. 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개인들의 관계 위에 세워졌다.





후회 없는 회개

8 그러므로 내가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보는 연고라.

9 지금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된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근심하여 회개하게 되었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었으니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손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모든 일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0절의 대조는 명료하다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다. 둘 다 고통스럽다. 차이는 방향이다. 하나는 회개로, 다른 하나는 절망으로 이어진다. 바울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말한다. 회개 자체를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회개는 구원에 이른다.





디도의 보고로 완성된 기쁨

13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14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었으니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여 두려움과 떪으로 자기를 영접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는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후서의 전반부(1-7장)는 이 절에서 마무리된다 — 바울의 기쁨. 눈물의 편지, 드로아의 개방된 문을 버리고 떠남, 마게도냐에서의 불안, 디도의 도착, 좋은 소식. 긴 서사의 결론은 단순하다. “내가 너희를 신뢰한다.” 이 신뢰는 8장에서 다음 주제, 즉 헌금의 권면으로 이어진다.




고린도후서 8장 — 마게도냐의 본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 내가 증언하거니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들 — 빌립보(Philippi · ㉸ 필리피), 데살로니가(Thessalonica · ㉸ 테살로니카), 베뢰아(Beroea · ㉸ 베로이아) 등의 공동체다. 이들은 로마 식민지 안에서 가난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고린도 교회보다 형편이 나빴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달려들었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라는 표현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간청이었다 — 참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부탁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에 제시하는 모범이다.





디도를 고린도에 다시 보내다

6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마쳐야 하리라 하였노라.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으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은 헌금 권면의 신학적 근거다. 예수의 성육신 — 신적 부요함에서 인간적 가난함으로 — 이 모든 물질적 나눔의 모범이다. 바울은 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론으로 도약한다. 이것은 수사적 기교가 아니다 — 바울에게 헌금은 신학의 실천이다.





균등하게 하려 함

10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의견이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니라. 너희가 일 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 이제는 마치는 것도 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5절은 출애굽기 16:18의 인용이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균등하게 하셨다. 바울은 이 출애굽의 기억을 예루살렘 모금의 원리로 적용한다. 헌금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방식으로 인간 공동체 안에서 재현된다.





파견단의 정직성

16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7 그가 우리의 권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간절함이 있어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18 또 우리는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

19 이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려는 우리의 소원에 따라 이 은혜의 일로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로 교회들이 택한 자라.

20 이것은 우리가 맡은 이 풍성한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2 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부지런함을 자주 증명한 자이요, 이제 너희를 더욱 믿으므로 더욱 부지런히 하는 자라.

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 그러므로 교회들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근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20-21절에서 바울은 재정적 투명성을 강조한다. 헌금의 운반자가 한 명이 아니라 교회가 선택한 복수의 사람들이다.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 바울은 의심받을 여지를 만들지 않으려 했다. 이것은 현대 재정 감사와 같은 목적이다. 돈 문제에서 투명성은 신학적 덕목이다.




고린도후서 9장 — 즐겨 내는 자


미리 준비하는 것

1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2 이는 내가 너희의 준비함을 앎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너희 아가야 지방이 일 년 전부터 준비하였다고 자랑하였고, 또 너희의 열심이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3 그런데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일에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게 하려 함이라.

4 만일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함께 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부끄럽고 우리는 이 담대한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5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권면하여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하면 은혜로운 것이 될 것이요 억지가 아니니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러움을 이루는 것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7절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ἱλαρὸν γὰρ δότην ἀγαπᾷ ὁ θεός)” — 헬라어 원문의 “힐라론(ἱλαρόν)”은 영어의 hilarious와 어원이 같다. 쾌활한, 유쾌한, 기쁨으로 가득 찬.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내는 것이다. 신약에서 헌금 신학의 핵심 문장이다.





헌금이 가져오는 것

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느니라.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루살렘 모금은 단순한 구제 사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유대를 만드는 상징적 행위였다. 바울은 로마서 15:27에서 이 관계를 말한다 —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은즉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돈의 흐름은 신학적 방향성을 가졌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왔으니, 물질은 이방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15절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은 맥락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 헌금 장(8-9장) 전체가 이 한 줄로 마무리된다. 모든 물질적 나눔은 더 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의 은혜에서 나온다.




고린도후서 10장 — 거짓 사도들에 맞선 변증


분위기의 전환

1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는 나 바울은, 면전에서는 너희에게 연약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담대한 자라 하니,

2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육체를 따라 행한다고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담대할 마음으로 대우하려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 있을 때에는 이 같은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아도 되기를 구하노라.

3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나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5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10장에서 편지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뀐다. 앞의 9장까지 화해와 기쁨으로 가득했다면, 10장부터 날카로운 자기 변호와 적대적 언어가 시작된다. 이 급변이 학자들로 하여금 고린도후서가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편지를 편집한 것이라는 주장을 낳게 했다. 분위기의 전환은 설명이 필요하다 — 10-13장이 1-9장보다 먼저 쓰인 “눈물의 편지”의 일부라는 주장도 있다.





자랑의 기준

7 너희는 눈 앞에 있는 것만 보는도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스스로 확신하거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것을 다시 생각하라.

8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심이 아니요 세우려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권한을 내가 조금 지나치게 자랑하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9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0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겁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11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같이 함께 있을 때에도 행동에서 그 같은 자임을 알지니라.

12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감히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자기들로써 자기들을 재고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3 그러나 우리는 한량 없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의 한계를 따라 자랑하노니, 그 분량의 한계는 너희에게까지 미쳤느니라.

10절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를 비판한 내용을 인용한다. “편지는 무겁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비판은 역설적으로 바울의 신체적 약함과 부족한 웅변 능력에 대한 1세기의 증언이다. 고린도에는 뛰어난 웅변가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다. 바울은 그 기준에 맞지 않았다.





자랑은 주 안에서만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것같이 스스로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분량으로 너희 가운데서 넘치도록 커지기를 바라노라.

16 이는 너희 지역을 넘어선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요, 남의 분량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예레미야 9:24의 인용이다. 바울은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31에서도 인용했다. 고린도에서 반복되는 핵심 주제다. 자랑은 허용된다 — 그러나 그 자랑의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10장 전체는 이 원칙을 세우기 위한 준비다. 11-12장에서 바울은 이 원칙 위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한다.




고린도후서 11장 — 어리석은 자랑


바울의 질투

1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6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일로 너희 가운데서 나타내었노라.

4절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고린도에 침투한 적대적 선교사들이 전파한 것을 가리킨다.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적대자들의 정체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 유대 기독교 선교사인지, 열광주의자인지, 가현설적 경향이 있는 자인지. 바울이 이 장에서 그들을 “거짓 사도”라 부를 때까지 실체는 여전히 흐릿하다.





값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

7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너희를 높이고 나는 낮아졌으니 이것이 죄가 되었느냐?

8 내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너희를 섬기는 데 썼고,

9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쓸 것이 모자랄 때에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궁핍한 것을 보충하여 줌이라. 내가 어떤 일에든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삼갔고 또 삼가리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아가야 지방에서 이 자랑을 막겠노라.

11 어찌하여 그러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12 나의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도 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 하는 기회를 없이 하려 함이라.

13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리석음으로 자랑하노라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조금 자랑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로서 용납하라.

17 내가 이제 하는 말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어리석은 것 같이 자랑을 위하여 하는 말이라.

18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9 너희는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도다.

20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1 내가 업신여김을 당한 것처럼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나도 어리석은 말이나 담대하리라.





고난의 목록

22 그들이 히브리(Hebrew)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Israel)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 이 외의 일은 제쳐 놓고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게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타지 아니하느냐?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곧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32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Aretas · ㉸ 아레타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킬 때에,

33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24절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 — 유대 회당 형벌이다. 신명기 25:3에서 40대를 최대치로 규정했고, 실수로 넘기지 않으려 39대로 집행했다. 바울은 이것을 다섯 번 맞았다. 25절의 태장(로마식 채찍)은 세 번, 돌에 맞음(사도행전 14:19에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은 한 번, 파선은 세 번이다. 바울의 사도행전 기록에는 이 사건들 중 상당수가 기록되지 않았다. 바울이 직접 쓴 이 목록이 그의 생애 고난의 더 완전한 증거다.

28절이 가장 무겁다 — “날마다 내게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매와 파선보다 더 지속적인 고통이 있었다. 그것은 섬기는 공동체들에 대한 끝없는 걱정이다. 육체적 고난 목록 끝에 이 한 줄이 나온다.

32-33절의 다마스쿠스 탈출은 사도행전 9:23-25에도 나온다. 바울 회심 직후의 사건이다. 이것이 고난 목록의 마지막에 온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 자랑스러운 탈출이 아니라 광주리를 타고 몰래 성벽을 내려간 장면으로 마무리한다. 11장 전체의 결론이 거기에 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이다.




고린도후서 12장 — 약함이 자랑이 된다


셋째 하늘의 환상

1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으나 무익하도다. 이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서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자랑을 그치노라.

바울은 자신의 신비 경험을 3인칭으로 서술한다 —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것은 겸손의 장치다. 환상을 직접 자랑하는 대신 거리를 두어 말한다. “십사 년 전”이라는 구체적 언급은 AD 42년경을 가리킨다 —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직전쯤이다. “셋째 하늘”은 유대 묵시 문학에서 하나님의 거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바울은 그곳에서 무엇을 들었는지 말하지 않는다 — “말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만 한다.





사탄의 가시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 달라고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탄의 가시(σκόλοψ τῇ σαρκί)”의 정체는 알 수 없다. 가장 많이 제안된 학설은 안질(갈라디아서 4:15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 말한 것에 근거함), 말라리아, 간질, 언어 장애, 우울증이다. 바울 자신은 설명하지 않는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받은 응답이다.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ἀρκεῖ σοι ἡ χάρις μου)” — 이 구절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위로로 인용되는 말 중 하나다. 바울은 세 번 기도했고, 거절당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거가 아니라 충분한 은혜였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ἡ γὰρ δύναμις ἐν ἀσθενείᾳ τελεῖται)” — 이 역설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신학적 핵심이다. 약함은 제거해야 할 결함이 아니라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다.





다시 어리석은 자의 자랑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겠거늘 너희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였으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저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다른 교회들만 못한 것이 무엇이냐? 다만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인가? 너희는 이 불공평한 것을 용서하라.

14 보라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너희니라.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니라.

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며 재물을 쓰겠고 또 나 자신까지도 쓰리라.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할수록 너희는 나를 덜 사랑하겠느냐?





바울을 향한 혐의들

16 그러나 내가 짐이 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교활하여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리로다.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들 중에 누구로 너희를 이익 취한 일이 있더냐?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 것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동일한 보행 중에 처하지 아니하였느냐?

19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핑계하는 줄로 생각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0 내가 두려워하건대 내가 갈 때에 너희가 내 뜻과 같지 않고, 내가 너희 뜻과 같지 않아서 혹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 내가 다시 올 때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또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이 자기 더러움과 음행과 호색을 행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슬픔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는 이 시점에서 두 가지 두려움을 나란히 놓는다. 바울이 갔을 때 공동체가 분열되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로 인한 슬픔에 대한 두려움. 이 고백은 강한 사도의 언어가 아니다. 사랑하는 공동체를 앞에 두고 내면을 드러내는 목회자의 언어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자랑이었고 동시에 근심이었다.




고린도후서 13장 — 마지막 권면과 삼위일체 축도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1 내가 이제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는 중에도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대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4절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신학적 결론이다. 약함과 능력의 역설이 여기서 완성된다. 그리스도는 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 그러나 능력으로 살아났다. 바울은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약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질그릇 속의 보배(4장), 사탄의 가시와 족한 은혜(12장)의 주제가 여기서 집결된다.





스스로를 점검하라

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6 그러나 우리가 버림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7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아무 악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 우리는 버림 받은 자 같이 되려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따름이니,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갈 때에 주께서 무너뜨리려 하심이 아니요 세우려 하심을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너희에 대하여 심하게 할 필요가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권면

11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같은 마음을 가지며, 화평하라. 그리하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12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3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삼위일체 축도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11절의 다섯 명령어 —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화평하라” — 는 바울의 권면의 압축이다. 긴 논쟁과 변호와 신학 뒤에 남는 것은 이 단순한 지시들이다. 편지는 분쟁으로 가득했다. 결론은 화평이다.

14절은 신약에서 가장 자주 낭독되는 축도 중 하나다. 예배의 마지막에 온 세계의 교회에서 수천 년 동안 이 문장이 울려 퍼졌다. 세 위격이 각각 다른 선물과 함께 등장한다 — 그리스도의 “은혜(χάρις)”, 하나님의 “사랑(ἀγάπη)”, 성령의 “교통하심(κοινωνία)”. 삼위일체 교리가 공의회에서 공식화되기 전, 바울은 이미 세 위격을 나란히 놓고 있었다. 이것은 교리 이전에 예배의 언어였다.

고린도후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개인적인 편지다. 사도의 방어가 있고, 눈물이 있고, 질그릇 속의 보배가 있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환상이 있고, 세 번 기도했으나 떠나지 않은 가시가 있다. 그리고 끝에는 축도 — 세 이름이 하나로 모인 한 문장이 있다. 편지는 이 문장으로 마친다. 수신자들이 읽은 것은 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었다.


[image: 갈라디아서 표지]








갈라디아서

율법인가 자유인가 — 바울의 가장 격렬한 편지.




갈라디아서 조망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분노의 편지(AD 49년경 또는 53년경).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과 정면 충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마라’(5:1). 종교개혁의 이신칭의 또 하나의 토대.


전체 · 갈라디아서 (1~6장)

이신칭의·자유·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1장 — 다른 복음은 없다


인사

1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Paul · ㉸ 바오로)은,

2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Galatia · ㉸ 갈라티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첫 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기원을 명시한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논쟁의 선제 방어다. 편지 전체가 사도권을 향한 공격에 대한 응수다.

갈라디아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는 학계에서 두 학설이 대립한다. ’북갈라디아 학설’은 소아시아 중북부 켈트족(갈라티아인) 정착지를 가리킨다고 본다. ’남갈라디아 학설’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운 도시들, 곧 비시디아 안디옥·이고니온·루스드라·더베 등을 가리킨다고 본다. 남갈라디아 학설이 사실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일 가능성이 높다(기원후 48~49년경). 북갈라디아 학설은 2차 혹은 3차 선교 여행 이후, 기원후 55년 이후 기록으로 본다.





다른 복음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헬라어: 아나테마)는 가장 강한 표현 중 하나다. 바울은 같은 저주를 8절과 9절에서 반복한다. 반복 자체가 수사적 강조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까지 조건에 포함한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이 전달자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는 선언이다.

갈라디아를 혼란에 빠뜨린 이들을 흔히 “유대화주의자들”(Judaizers)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율법 — 특히 할례 — 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다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느니라.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Jerusalem)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Arabia)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Damascus · ㉸ 다마스쿠스)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회심 후 곧장 아라비아로 간 것은 사도행전이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아라비아”는 광야 지역, 오늘날 요르단 동부와 시리아 남부 일부에 해당한다. 일부는 이 기간을 예수가 광야에서 지낸 것과 평행한 준비 기간으로 해석한다. 바울 자신은 이 기간을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 받은 시간으로 이해한다.





예루살렘 첫 방문

18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Cephas · ㉸ 케파)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열다섯 날을 머물렀으나,

19 주의 형제 야고보(James)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1 그 후에 내가 수리아(Syria · ㉸ 시리아)와 길리기아(Cilicia · ㉸ 킬리키아) 지방들에 이르렀으나,

2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를 뜻하며,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곧 베드로다. 바울은 여기서 바울과 게바의 관계가 독립적임을 강조한다. 열다섯 날의 짧은 방문, 만난 사람은 둘뿐. 이것이 바울이 내세우는 증거다. 자신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단에서 ’전수’받은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 안디옥의 정면 충돌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

1 그 후 십사 년 만에 내가 바나바(Barnabas · ㉸ 바르나바)와 함께 디도(Titus · ㉸ 티토)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2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하였노니, 이는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었느니라.

5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이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와 같은 사건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별도 방문인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방문의 목적은 분명했다. 이방인 선교의 복음 내용을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사적으로 확인하는 것.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일부러 언급한다. 디도에게 할례가 강요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방인 자유의 선례가 된다.





기둥 같은 이들의 인정

6 유력하다는 이들 — 그들이 어떤 자들이든지 내게 아무것도 더해 준 것이 없느니라.

7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Peter)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음을 보고,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John)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온 것이라.

“기둥 같은 이들”(스틸로이) — 바울은 이 표현을 약간 비틀어 사용한다. “유력하다는 이들” “기둥 같이 여기는”이라는 수식어는 미묘하게 상대화된다.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권위를 자신 위에 놓지도 않는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협약이었다. 영역 분담,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약속.





안디옥 사건

11 게바가 안디옥(Antioch · ㉸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면전에서 대립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니라.

13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행하고 유대인답게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안디옥 사건(갈 2:11-14)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 사이의 가장 격렬한 충돌이다. 사도행전은 이 사건에 침묵한다. 기록을 남긴 것은 바울 혼자다.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야고보 측 사람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조용히 이방인 식탁에서 물러났다. 이유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바울은 기록한다. 베드로의 행동을 본 다른 유대인들도 따라 물러섰다. 바나바까지.

바울이 “면전에서 대립”(카타 프로소폰 안테스텐)이라고 쓴다. 공개 석상에서의 정면 충돌이다. 이 순간은 단순한 식사 예절 문제가 아니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율법적 관행을 따르지 않으면 완전한 교제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복음의 평등을 몸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 충돌이 어떻게 끝났는지 바울은 기록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설득되었는지, 두 사람이 화해했는지, 알 수 없다. 결말의 침묵이 오히려 사건의 무게를 전한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15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7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구하다가 우리도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바울 신학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엔 크리스토) 사상의 가장 압축된 표현이다. 신비주의적으로 들리지만 바울의 논증 맥락에서 이 말은 실존적 전환을 가리킨다. 율법 아래 자아와 그리스도 안의 자아. 베드로의 위선이 폭로한 것은 바로 이 두 정체성 사이의 혼선이었다.




갈라디아서 3장 — 아브라함의 자손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

1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홀리었느냐?

2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을 헛되이 당하였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신의 첫 방문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성령을 경험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었다. 증거는 그들 자신의 경험 안에 있다. 바울의 논증은 신학에서 경험으로 내려온다.





아브라함의 믿음

6 아브라함(Abraham)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 같으니라.

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2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창세기 15:6 —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 을 논거의 핵심으로 삼는다.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다(창 17장). 할례는 창세기 15장 이후에 온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진 것은 할례 이전이었다. 바울은 이 순서를 논증의 핵심 근거로 사용한다.

13절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신명기 21:23을 인용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고대 유대인의 눈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 바울은 이 역설을 그대로 받는다. 그리스도는 저주 아래 달리셨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음으로써 저주를 깨뜨렸다.





율법과 약속

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자손”이라고 하여 많은 수를 가리키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7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바울은 유언장 법리를 논증에 끌어온다. 법적으로 확정된 계약은 사후에 변경할 수 없다. 아브라함 언약은 시나이 율법보다 430년 앞선다. 나중에 온 율법이 먼저 온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 계약법의 선후 원칙이다.





율법의 역할

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범법들을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통하여 전해진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이라.

20 중보자는 한 편만의 중보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21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현대의 ’선생님’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파이다고고스는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노예였다. 아이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필요하면 회초리를 드는 역할이었다.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 역할은 끝난다. 바울은 율법을 이 역할에 비유한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오는 역할을 했다. 그리스도가 오신 지금,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완료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8절은 종종 독립 구절로 인용되지만 문맥 안에서 읽어야 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 민족·종교적 구분. “종이나 자유인” — 사회적·경제적 구분. “남자나 여자” — 성별 구분. 고대 세계의 세 가지 근본 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화된다는 선언이다. 이것이 안디옥 사건에서 베드로가 훼손한 것이었다. 식탁을 분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을 가시적으로 부정했다.




갈라디아서 4장 — 자녀냐 종이냐


상속자와 종

1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2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3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차매”(헬라어: 플레로마 투 크로누) —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함축적인 시간 표현 중 하나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평화), 헬라어의 공용어화, 유대 묵시 문학의 종말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 바울은 예수의 탄생을 이 수렴 지점에 놓는다.

“아빠 아버지” — 아람어 “아빠”와 헬라어 “파테르”가 나란히 온다. 같은 표현이 로마서 8:15에도 등장한다.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사용한 호칭(막 14:36)이기도 하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도가 믿는 자의 기도가 된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8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9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10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 — 안식일, 월삭, 절기, 안식년 등 유대 달력의 율법 준수를 가리킨다. 갈라디아인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유대화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유대교 절기 체계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것을 자유에서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 흥미롭게도 그는 유대 율법 준수와 이방인의 신 숭배(8절)를 같은 범주인 “초등학문”에 놓는다. 율법 준수와 우상 숭배가 같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아들 신분에서 종 신분으로의 퇴행이라는 것이다.





바울의 간청

12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한 것이 없느니라.

13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17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18 좋은 일에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 아니라 항상 좋으니라.

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20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여 말하기를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노라.

13-15절의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는다. 눈병, 말라리아, 간질 등 다양한 추측이 있다.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는 표현이 눈병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기도 한다. 바울이 직접 기록한 유일한 자서전적 단편이다. 첫 방문 때의 약함, 그럼에도 그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했던 그들의 따뜻함 — 바울은 그 과거를 상기시키며 지금의 이탈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호소한다.

“해산하는 수고” — 어머니의 산통 이미지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의 영적 출생을 처음 경험했고, 지금 다시 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고대 세계 남성 저자가 자신을 어머니에 비유한 드문 사례다.





하갈과 사라

21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내게 말하라.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Mount Sinai · ㉸ 시나이산)에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Hagar · ㉸ 하가르)이라.

25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나,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기뻐하라, 해산하지 못하는 자여 환호성을 지르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의 하갈-사라 알레고리는 유대 랍비 전통의 미드라시 해석 방식을 사용한다. 창세기의 두 아들, 이스마엘(Ishmael)과 이삭(Isaac · ㉸ 이사악)의 이야기를 두 언약, 두 예루살렘, 두 종류의 자녀로 읽는 것이다. 바울의 독창적인 뒤집기가 여기 있다. 유대화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육체적 할례와 율법 준수로 정의했다. 바울은 이삭, 곧 약속의 자손을 약속과 믿음으로 정의하며 그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갈라디아서 5장 — 자유와 성령의 열매


자유 안에 서라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종의 멍에”라는 표현을 1절에 쓴다. 이것은 출애굽 언어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멍에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었다. 그런데 갈라디아인들은 스스로 다시 멍에를 메려 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 — 이 표현이 구원의 영구적 상실을 뜻하는지, 아니면 은혜의 원리에서 벗어나 율법의 원리로 이동한 것을 뜻하는지 신학적 논쟁이 있다. 문맥은 후자에 가깝다. 할례를 받아 율법 체계로 진입하는 것은 은혜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작은 누룩

7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9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10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란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11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어졌으리니,

12 너희를 요란하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날카로운 풍자 표현 중 하나다. 할례를 강요하는 자들이 차라리 완전히 잘라버리라는 것이다. 할례에서 더 나아가 신체 절제를 행하는 이방 종교(키벨레 사제들의 자기 거세)를 빗댄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바울의 분노가 이 한 문장에 압축된다.





자유의 방향

13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14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바울의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다. 율법의 강제로부터의 자유가 곧 모든 섬김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니다. 오히려 자유는 사랑의 종살이를 가능하게 한다. 역설이다. 강제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야 자발적 섬김이 가능해진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를 나열하지만 단수(카르포스)다. 아홉 개의 과일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 육체의 “일”(에르가)은 복수인데 성령의 “열매”(카르포스)는 단수다. 이 문법적 대조는 의도적이다. 육체의 일들은 파편화된 노력이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로 연결된 생명에서 나온다.

아홉 가지를 셋씩 묶으면 구조가 드러난다. 첫 셋(사랑·희락·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 셋(오래 참음·자비·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 셋(충성·온유·절제)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구조가 확실히 바울의 의도인지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성령의 열매에 대해 법이 간섭할 것이 없다. 율법은 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성령이 생산하는 것들은 막을 이유가 없다. 율법 준수와 성령의 열매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 다만 성령의 열매는 율법 준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겨난다.




갈라디아서 6장 —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서로 짐을 지라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3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없으리니,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2절과 5절이 모순처럼 보인다. “서로 짐을 지라”(2절)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5절). 그러나 두 절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 2절의 “바레”(짐)는 무겁고 압도적인 짐 — 혼자 들 수 없는 것이다. 5절의 “포르티온”(짐)은 각자가 짊어져야 할 분량, 책임의 몫이다. 서로의 과중한 짐을 나누되, 자기 책임은 각자가 진다.





가르침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격언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사용된 보편적 지혜다. 바울은 이것을 영적 원리로 전환한다. 심는 밭이 다르다 — 육체냐 성령이냐. 거두는 것도 다르다 — 썩어질 것이냐 영생이냐. 6절의 맥락에서 이 농업 비유는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다. 말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성령을 위한 심음이다.





바울의 친필

11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2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14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5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16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Israel)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1절에서 바울은 받아쓰기에서 직접 필기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고대 서신 작성에서 저자는 서기(암누엔시스)에게 구술하고 마지막에 직접 몇 줄을 적어 자신의 서명으로 삼았다. “큰 글자”는 눈이 약했다는 추정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4:15 참조).

12-13절은 유대화주의자들의 동기를 분석한다.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가 신학적 확신이 아니라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의 보호 아래 들어와 로마 당국의 압박을 피할 수 있었다. 바울의 눈에 그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인간적 계산이다.





마지막 인사

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8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스티그마타)” — 스티그마는 노예나 군병의 몸에 새긴 주인의 표시, 혹은 가축에 새긴 낙인이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박해의 흔적들 — 채찍 자국, 돌에 맞은 상처 — 을 예수의 소유 표시로 읽는다. 세상이 자랑하는 할례 흔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른 몸의 흔적.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논증이 이것이다.

갈라디아서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1:3, 6:18). 전체가 은혜의 복음을 지키려는 분투다. 가장 논쟁적인 바울 서신이지만, 처음과 끝은 은혜다.


[image: 에베소서 표지]








에베소서

가장 우주적인 신학 —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에베소서 조망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 1-3장 거대한 신학(예정·은혜·연합), 4-6장 실천(교회·결혼·가정·영적 전쟁). 대표 어구: ‘오직 은혜로’(2:8-9), ‘한 몸과 한 성령’(4:4), ‘하나님의 전신갑주’(6:11).


전체 · 에베소서 (1~6장)

거대한 신학과 실천




에베소서 1장 — 영광스러운 은혜


인사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Ephesus · ㉸ 에페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 하나다.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기원후 60~62년경에 쓴 것으로 본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분류된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어휘와 주제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보인다 — 학자들은 두 편지가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의 손에서 나왔거나, 한 편이 다른 편의 확장이라고 본다.

일부 초기 사본에 “에베소에”라는 지명이 없어 순환 서신이었다는 학설도 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최대 도시 중 하나로, 오늘날 터키 서부 에페스 유적지에 해당한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 이 도시에서 2년 이상 체류했다(사도행전 19장).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3절부터 14절까지는 헬라어 원문에서 하나의 문장이다. 212개 단어로 이루어진 이 문장은 신약 성경 중 가장 긴 문장 중 하나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이 문장의 구조가 바울이 전하려는 내용의 성격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의 논점이 아니라 층층이 쌓이고 확장되는 전체다.

“창세 전에” — 바울의 선택 교리는 시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베소서 1장의 신학은 에베소 교인들의 위기나 논쟁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광대함을 찬송하는 구조다.





성령의 보증

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2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치심”(스프라기스테테) — 고대 세계에서 인장은 소유권과 진정성의 표시였다. 문서에 왁스를 녹여 반지를 찍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찍힌 하나님의 인장이다. 소유권의 표시이자 진정성의 보증이다.

“보증”(아라본) — 법적·상업적 용어로 계약금, 담보금이다. 성령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유산의 첫 번째 할부금이다. 이미 받은 것이지만 더 받을 것이 있다.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보증이다.





바울의 감사와 기도

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9-23절은 에베소서 기독론의 정점이다. 부활, 승천, 하나님 오른편 착좌, 만물 위의 주권. 이 일련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의 지위를 우주적으로 확정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 당시 영지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에 위계적 영적 존재들이 가득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선언한다.

“교회는 그의 몸” —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은 지역 공동체를 넘어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고린도서의 “몸” 비유는 지역 교회의 다양한 은사에 적용되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그림이 더 크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교회 전체다.




에베소서 2장 — 은혜로 구원


죽었다가 살아남

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1절은 갑자기 시작된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 주어가 늦게 온다. 헬라어 원문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먼저 나온다. “죽은 너희를.” 죽음의 상태가 먼저, 살림이 나중에. 이 도치가 은혜의 일방성을 강조한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 고대 세계관에서 공중은 악한 영들이 거하는 영역이었다. 바울은 이 세계관을 전제하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상대화한다(1:21 참조).





오직 은혜로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8-9절은 종교개혁 5대 “솔라” 중 하나인 “오직 은혜”(sola gratia)의 핵심 구절이다. 16세기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은 이 구절을 로마 교회의 공로 신학에 맞선 근거로 사용했다. 이 두 절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의 방식을 가장 간결하게 선언한 문장 중 하나다.

8절의 “이것”(투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문법적으로 논쟁이 있다.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인지, 구원 전체가 선물이라는 것인지. 헬라어 문법에서 “이것”은 중성이고 “믿음”(피스티스)은 여성이므로 직접 믿음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선물”에서 “이것”은 구원의 전체 방식을 가리킨다.

10절이 8-9절의 오해를 막는다.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님에도, 구원받은 자는 선한 일을 위해 지어졌다. 선한 일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목적이다.





하나가 된 두 민족

11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느니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중간에 막힌 담” —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뜰과 유대인 뜰 사이에 실제로 낮은 돌 담이 있었다. 이 경계를 넘으면 사형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이 금지 경고가 새겨진 비문을 발굴했다 — “외방인은 성소를 둘러싼 난간과 둘레 안에 들어오지 말 것이니, 들어오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초래함이라.” 1871년 예루살렘에서 이 비문이 발견되었다. 바울은 이 물리적 담을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집

19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후반부의 건축 비유는 세 단계로 쌓인다. 터(사도들과 선지자들), 모퉁잇돌(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함께 지어지는 건물(교회). 이방인 에베소 신자들은 외인이 아니라 이 건물의 구성 요소들이다. “함께 지어져 가고” — 현재 진행형이다.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지는 중인 건물.




에베소서 3장 —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비밀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직분

1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비밀”(뮈스테리온) —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 고대 비교 종교(Mystery Religion)에서 비밀 의식에 입문한 자만 알 수 있는 지식을 가리키던 단어를 바울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한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이제 공개된 비밀이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것이다.

이 비밀의 내용은 6절에 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상속자가 된다는 것. 구약의 예언들에 암시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포된 적은 없었다. 두 민족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 — 이것이 비밀의 핵심이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

10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0절은 에베소서에서 가장 광대한 시야를 가진 구절이다. 교회의 존재가 하늘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교회가 관객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우주적 청중 — 하늘의 권세들 — 을 향한 선포라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 헬라어 원문에서 바울은 비교급에 비교급을 더한 조어를 사용한다. 엘라키스토테로스 — “가장 작은 자”에서 더 작은. 한때 교회를 박해하던 자라는 자의식이 이 과도한 자기 축소를 만든다.





사랑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5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시며,

16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7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8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9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간적 사차원으로 표현한다. 수치를 붙일 수 없는 것을 측량의 언어로 말하는 역설이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 앎으로써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알기를 구한다는 역설도 있다. 이 기도는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한계 너머를 구하는 기도다.

20절은 흔히 독립적으로 인용되는 송영이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 능력은 기도의 응답으로 온다 —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미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 한 몸, 한 믿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4-6절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라는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단락이다. 일곱 번. 몸 하나, 성령 한 분, 소망 하나, 주 한 분, 믿음 하나, 세례 하나, 하나님 한 분. 이 일곱 겹의 하나됨이 교회의 일치의 근거다. 에베소 교회 내의 분열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이 목록이다.

3절의 “평안의 매는 줄” — 하나됨은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만드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한다. 선물이지만 유지를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





은사와 섬김

7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그가 또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10 내려가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1-12절은 교회 직제의 목적을 정의한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 이 다섯 역할은 성도를 대신해서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직제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15절) — 헬라어 알레튜온테스는 “진리를 행하다/진리 안에서 살다”는 의미다. 진리와 사랑의 결합. 진리 없는 사랑은 방향이 없고, 사랑 없는 진리는 상처를 낸다. 에베소서의 윤리는 이 둘의 결합 위에 선다.





옛 사람과 새 사람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8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삶의 원칙들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 시편 4:4의 인용이다. 분노 자체를 금하지 않는다. 분노와 죄의 동일시도 거부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해소하라는 시간 제한을 둔다. 처리되지 않은 분노가 마귀에게 틈(토포스, 발판, 거점)을 준다.

28절은 행동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가져오기”에서 “주기”로. 도둑질은 빼앗는 것이다. 일하여 나누는 것은 그 방향의 완전한 역전이다. 바울의 윤리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에베소서 5장 — 빛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으라

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자녀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4절은 초기 교회에서 사용된 세례 찬송의 단편으로 추정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이시리라” — 이 구절의 출처가 구약 어디에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바울이 어디선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원출처는 알 수 없다.

16절 “세월을 아끼라”(엑사고라조메노이 톤 카이론) — 직역하면 “시간을 사들이라”다. 아고라(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기회를 포착하라는 것이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기회가 닫혀가고 있다는 긴박감이다.

18절의 대조는 대담하다. 술 취함 대 성령 충만. 둘 다 의식이 변하는 경험이다. 에베소는 디오니소스(술의 신) 신전이 있던 도시였다. 바울은 이방 도시의 대표적 문화 경험과 성령 충만을 대조한다.





결혼에 대하여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느니라.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22-33의 결혼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단락 중 하나다. 이 본문을 읽을 때 핵심은 25절이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은 사랑이다. 권위가 아니라 자기 희생이다. 31절은 창세기 2:24 인용이다. 결혼을 처음으로 제정한 하나님의 의도로 돌아간다.

21절 “피차 복종하라”가 22-33절의 서두다. 아내의 복종은 이 상호 복종의 맥락에 놓여 있다. 그 복종의 모델로 제시되는 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에베소서 6장 — 전신갑주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였느니라.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5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앎이라.

5-9절의 종과 상전에 관한 교훈은 노예제를 옹호하는 본문으로 오용되어 왔다. 그러나 바울이 당시 사회 제도를 철폐하는 것을 직접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옹호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변환이다. 9절에서 상전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하늘의 상전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 지상의 신분 차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라는 선언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19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신갑주(판오플리아) 비유는 당시 로마 군병의 장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바울은 가택 연금 중에 군병에게 묶여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군병의 무장이 영적 전쟁의 언어로 전환된다.

허리띠 — 로마 군병의 가죽 허리띠는 모든 다른 장비를 고정하는 토대였다. 진리가 그 역할을 한다. 호심경(쉬리갈크스, 흉배) — 가슴과 복부를 보호하는 금속 갑옷. 구원의 투구 — 머리를 보호한다. 믿음의 방패(튀레오스) — 로마 군병이 사용한 대형 직사각형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성령의 검 — 유일한 공격 무기다. 나머지는 모두 방어 장비다.

12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 전쟁의 대상을 재정의한다. 원수는 사람이 아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는 우주적 권세 이해가 여기서 전쟁 언어와 결합한다.





끝 인사

21 나의 사정과 형편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니, 두기고(Tychicus · ㉸ 티키코)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 주리라.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니라.

22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23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믿음과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기고는 골로새서 4:7에도 등장한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같은 시기에 같은 사람 편에 전달되었다는 추정의 근거다. 바울의 메신저이자 대리인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을 순회했다.

에베소서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끝난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처럼 특정 인물에 대한 안부 인사가 없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순환 서신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


[image: 빌립보서 표지]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 — 옥중에서 보낸 사랑.




빌립보서 조망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 가장 따뜻한 편지. ‘항상 기뻐하라’(4:4)가 핵심. 2:6-11 ‘그리스도 찬가’(케노시스 송영)는 신약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 송가로 추정.


전체 · 빌립보서 (1~4장)

기쁨·케노시스·자족




빌립보서 1장 — 살든지 죽든지


인사

1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Philippi · ㉸ 필리피)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현대 그리스 북부) 지방의 도시로, 바울이 유럽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가 있는 곳이다(사도행전 16장).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퇴역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쓴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에베소나 가이사랴에서 썼다는 학설도 있다.

빌립보서는 신약 서신 중 가장 따뜻하고 개인적인 편지 중 하나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분쟁의 조정이나 교리적 교정보다 감사와 기쁨을 먼저 표현한다. “감독들과 집사들” — 이 두 직책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은 신약에서 여기가 처음이다.





감사와 기도

3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6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8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신자들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에 근거한다. 시작한 이와 완성할 이가 같다. 인간의 지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보증이다.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 헬라어 스플랑크나는 내장, 복부를 뜻하는 단어다. 고대 세계에서 감정의 좌소는 심장이 아니라 내장(창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로” — 그리스도의 가장 깊은 애정으로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이다.





복음의 진보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써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저들은 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3절 “온 시위대” — 로마 황실 근위대(프라이토리움)다. 바울은 황제의 근위대 병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기록한다. 감옥이 선교의 장이 된 역설이다.

15-18절은 바울의 심리적 성숙을 보여준다. 동기가 불순한 자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들의 동기가 나쁘다고 복음이 나빠지지는 않는다. 결과로 기뻐한다. 동기의 순수성과 복음의 효과를 분리한다.





살든지 죽든지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리라.

25 내가 살 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 있는 줄 앎이라.

26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리라.

27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 바울 서신에서 가장 압축적인 인생 정의다. 죽음을 손실로 보는 모든 철학과 다른 방향이다. 죽음이 손실이 아닌 유익이 되는 것은 사는 것의 본질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이익이면 죽음은 그 이익을 극대화한다.

23절의 “두 사이에 끼었으니” — 선택의 언어다. 살고 싶은 것과 가고 싶은 것 사이. 그러나 바울은 결국 선택을 자신이 아닌 타인의 유익으로 결정한다.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자신의 선호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필요다.




빌립보서 2장 — 그리스도 찬가


한마음, 낮은 마음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전체가 하나의 논증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하는 것은 한마음이다. 그 한마음의 근거를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찾는다. 5절부터 나올 그리스도 찬가가 이 권면의 근거이자 모델이다.





그리스도 찬가

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6-11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성된 그리스도 찬가로 꼽힌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울 이전에 존재하던 초기 교회의 찬송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여 윤리적 권면의 근거로 삼는다. 찬송의 리듬과 구조, 바울 고유 어휘와 다른 단어들이 이 추정을 지지한다.

7절의 핵심어는 “비워”(헬라어: 에케노센)다. 신학 용어로는 케노시스(kenosis)다. 자기 비움의 신학.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취했다. 무엇을 비웠는가에 대해 학자들의 해석이 갈린다. 하나님의 속성 일부를 비웠다는 견해, 신적 특권을 포기했다는 견해, 자기 권리 주장을 내려놓았다는 견해가 있다. 본문은 “비움”의 내용보다 방향을 말한다 —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강과 상승의 대조가 이 찬가의 구조다. 6-8절은 하강이다. 하나님의 본체 → 종의 형체 → 사람의 모양 → 십자가. 9-11절은 상승이다. 지극히 높여짐 → 모든 무릎 → 모든 입의 고백. 이 운동은 인간의 상식과 반대다.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높아진다.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 이사야 45:23의 인용이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 야훼에게만 해당하던 절을 바울은 예수에게 적용한다. 이것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그리스도 신성 선언 중 하나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6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2-13절은 흔히 인용되는 역설을 담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인간의 행함)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하나님의 행하심). 이 두 진술은 모순이 아니라 협동이다. 인간의 행함과 하나님의 역사가 같은 사건의 두 측면이다. 행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소원과 행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17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9 주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람은 나도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써 기운을 얻으려 함이니라.

20 이는 내가 디모데 외에 너희를 진실히 돌볼 마음을 품은 자가 없음이라.

21 그들이 다 자기 것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되,

22 디모데의 연단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3 그러므로 내 일이 어떻게 될는지를 보는 대로 그를 속히 보내기를 바라며,

24 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Epaphroditus · ㉸ 에파프로디토)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6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심히 근심하는지라.

27 그가 실로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덜 근심하게 하려 함이라.

29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보충하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투옥된 바울에게 보낸 대사다. 헌금을 전달하고 바울을 돌보다가 병이 들어 죽을 뻔했다. 바울은 그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를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한다. 이 몇 절은 초기 교회의 실제 네트워크 — 사람을 보내고 소식을 전하고 돌보는 — 를 보여주는 드문 창이다.




빌립보서 3장 — 푯대를 향하여


개들을 삼가라

1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2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4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5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Benjamin · ㉸ 벤야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Pharisee · ㉸ 바리사이)이요,

6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2절의 “개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여 부르던 말이었다. 바울은 이 표현을 반전시킨다.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화주의자들에게 이 말을 돌려준다. “몸을 상해하는 일”은 할례(페리토메)를 가리키며, 바울은 이를 “카타토메”(절단)이라는 부정적 단어로 표현한다.

5-6절은 바울의 이력서다. 유대인의 자격 조건을 모두 나열한다. 팔일째 할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왕 사울의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은), 바리새인(율법에 가장 엄격한 분파), 교회 박해자(열심의 증거), 율법의 의는 흠 없음. 이 자격 조건들을 쌓아놓는 것은 버리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7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예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8절의 “배설물”(헬라어: 스퀴발라)은 강한 표현이다. 쓰레기, 폐기물, 혹은 동물의 배설물을 가리키는 단어다. 바울이 한때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종교적 자격들을 이 단어로 묘사한다. 자기 겸손이 아니라 비교의 문제다.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하면 배설물이라는 것이다.





아직 얻지 못했노라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2-14절은 달리기 경주의 이미지다. 바울은 결승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직 얻지 못했노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솔직함이 놀랍다. 가장 오래된 사도 중 한 명이 이 고백을 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 과거의 실패도, 과거의 성취도 내려놓는다. 둘 다 지금 달리는 것을 방해한다.

“푯대”(스코포스) — 경주 트랙의 끝에 세워진 표지다. 바울이 달리는 것은 불분명한 방향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 이것이 푯대다.





하늘의 시민권

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럿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0절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바울은 이 언어를 가져온다. 우리의 시민권(폴리튜마)은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보다 높은 신분의 선언이다.

18절의 눈물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감정적인 순간이다. 기쁨의 편지 안에 눈물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한 슬픔이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다.




빌립보서 4장 — 항상 기뻐하라


한마음으로 서라

1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2 내가 유오디아(Euodia · ㉸ 에보디아)를 권하고 순두게(Syntyche · ㉸ 신티케)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Clement · ㉸ 클레멘스)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2절은 빌립보서 전체의 한마음 권고가 실제로 교회 내 분열을 배경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두 여성의 이름이다. 3절에서 바울은 이들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라고 묘사한다.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그 동역자들 사이의 갈등이 한마음 권면의 배경이다.





항상 기뻐하라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4절 “항상 기뻐하라” — 바울이 이것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다.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맥락에서 “기뻐하라”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기쁨을 전제한다. “주 안에서”가 핵심 수식어다. 기쁨의 조건이 환경이 아니라 관계다.

6-7절은 염려 → 기도 → 평강의 흐름이다. 염려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이 평강은 이해를 넘어선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참된 것을 생각하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의 목록은 신약 성경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형태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 받을 만한 것, 칭찬 받을 만한 것. 이 목록은 구체적 덕목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제시한다.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바울의 인지 윤리학이다.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모델로 내세운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인물을 따르라는 것이다. 바울에게 이것은 오만이 아니다. 그는 3:12에서 “아직 얻지 못했다”고 고백한 사람이다. 다만 달리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족을 배웠노라

1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15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3절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종종 맥락을 벗어나 사용된다. 원래 맥락은 스포츠 경기도, 사업의 성공도, 시험 합격도 아니다. 11-12절이 말하는 “자족”의 맥락이다. 배고픔에서도, 풍부에서도, 비천함에서도 “할 수 있다” — 곧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능력의 내용이 물리적 성취가 아니라 상황을 초월한 내적 만족이다.

11절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 “배웠노라”(헬라어: 에마톤)는 과거 경험을 통한 학습이다. 자족은 선천적 성품이 아니다. 훈련으로 얻어진다. 바울은 비천함과 풍부함을 번갈아 경험하면서 이것을 배웠다고 말한다. 스토아 철학에서도 자족(아우타르케이아)은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였다. 바울은 스토아의 언어를 빌리지만 내용을 바꾼다. 스토아의 자족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아에서 온다. 바울의 자족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다. 뿌리가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마지막 인사

2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2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다 그러하느니라.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22절 “가이사의 집 사람들” — 로마 황실 관련 종들과 해방 노예들, 혹은 넓게는 황실 행정 직원들을 가리킨다.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의 옥중 선교의 결실이 여기도 보인다. 황제의 경호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1:13)는 것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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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그리스도가 만유의 머리 — 우주적 그리스도의 송영.




골로새서 조망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거짓 가르침(영지주의 전조·금욕·천사 숭배)에 맞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선포. 1:15-20 ‘그리스도 송가’가 정점 —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전체 · 골로새서 (1~4장)

그리스도 송가·새 사람




골로새서 1장 — 만물의 머리


인사와 감사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 골로새(Colossae · ㉸ 콜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5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Epaphras · ㉸ 에파프라스)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 또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는 소아시아(현대 터키) 내륙의 소도시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 바울은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1). 에바브라가 로마의 바울을 방문하여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전했고, 바울이 이에 응하여 이 편지를 쓴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어휘·주제·구조에서 매우 유사하다. 두기고가 두 편지를 동시에 전달했다는 학설이 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달리 구체적인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박을 포함한다 — 이것이 두 편지의 가장 큰 차이다.





바울의 기도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 찬가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5-20절은 빌립보서 2:6-11과 함께 신약 성경의 가장 고양된 그리스도론을 담은 찬가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도 바울 이전의 초기 기독교 찬송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두 부분으로 나뉜다. 15-17절은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역할, 18-20절은 교회(새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이다.

15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에이콘 투 테우 투 아오라투) — 창세기 1:26-27의 언어를 가져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다. 에이콘은 단순한 그림이나 유사성이 아니라 원본의 완전한 현시(顯示)를 의미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 이 표현이 아리우스 논쟁에서 핵심 구절이 되었다. 아리우스파는 이것을 그리스도가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의미로 읽었다. 정통 해석은 “먼저 나신”(프로토토코스)을 시간적 우선이 아니라 지위의 우선으로 읽는다 — 왕의 “장자”처럼. 16절이 이 해석을 지지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한 이가 피조물일 수는 없다.

17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 헬라어 쉬네스테켄은 “함께 지탱된다, 결합된다”는 의미다. 그리스도는 창조의 원인일 뿐 아니라 지속의 원리다. 우주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한다. 이것이 골로새서 기독론의 정점이다. “우주적 그리스도”(Cosmic Christ)라고 부른다.





화목과 바울의 직분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4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25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6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 이 구절은 해석이 어렵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같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속성 안에 있다는 것이다. 십자가 사건은 완성되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고난은 계속된다.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 골로새서의 비밀이다. 에베소서 3:6의 비밀은 이방인이 동등한 상속자라는 것이었다. 골로새서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이방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다. 우주의 머리(15-17절)가 믿는 자 안에 내주한다는 역설이다.




골로새서 2장 —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


감추인 보화

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직접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2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4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내가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2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 에베소서 3:4-6의 비밀과 골로새서의 비밀이 같다. 그리스도 자신이 비밀이다. 이방인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통일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의 핵심이 그리스도다.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 이 표현은 골로새 거짓 가르침의 언어에 대한 반응이다. 거짓 교사들은 특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한다. 특별한 비의(祕儀)가 따로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라

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3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 — 골로새 거짓 가르침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바울은 “철학”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당시 특정 종교·철학적 혼합주의를 가리킨다. “세상의 초등학문”(스토이케이아 투 코스무) — 갈라디아서 4:3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우주의 기본 원리들, 혹은 별·행성 등 천체를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킬 수 있다.

14절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 고대에 빚 문서는 채무자가 서명한 손으로 쓴 증서였다. 바울은 율법의 고발을 이 증서에 비유한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에 맞선 증서다. 그리스도는 그 증서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 로마 장군이 개선 행진(트리움푸스)을 할 때 정복한 왕들과 포로들을 행렬 뒤에 묶어 끌고 다녔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사용한다. 십자가가 승리의 행진이다.





거짓 가르침의 정체

16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8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적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지고,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복종하느냐?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16-23절에 집중된다. 음식 규정과 절기 준수(16절), 천사 숭배(18절), 꾸민 겸손과 환상 경험(18절), 몸을 괴롭히는 금욕(23절). 이 혼합적 특징이 초기 영지주의 혹은 유대교적 신비주의와 결합된 형태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천사 숭배는 당시 소아시아 일부 유대인 집단에서도 나타났다. 하나님께 직접 접근하는 것이 너무 신성 모독적이라 천사를 통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바울은 이것을 “머리를 붙들지 않음”으로 진단한다(19절). 어떤 중간자든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삽입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23절은 역설이다. 몸을 괴롭히는 금욕주의가 “몸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실제로 효과가 없다. 외적 규칙은 내적 욕망을 다루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1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4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1-4절은 2장과 3장을 잇는 전환부다.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2:20). 3장은 그 죽음의 다른 면을 말한다 —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윤리의 근거가 된다.

3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 놀라운 표현이다. 신자의 진정한 생명이 지금 가시적이지 않다. 숨겨져 있다.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숨겨진 생명이 4절에서 드러날 것이다 —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심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7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8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9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10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1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5절과 8절의 목록이 다르다. 5절은 내적인 것들 —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욕심, 탐심. 8절은 관계적인 것들 —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죽여야 할 것들의 목록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된다.

11절은 갈라디아서 3:28과 같은 내용이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다.” 골로새서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Scythian · ㉸ 스키티아인)”을 더한다. 스구디아인은 당시 가장 야만적인 민족의 대표로 여겨졌다. 그 극단까지 포함한다.





새 사람의 덕목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2절의 “옷 입고” —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했다. 이제 그 새 사람이 입어야 할 덕목들이 또 옷으로 표현된다. 옷의 이미지가 겹쳐진다. 세례(새 사람 입음)와 일상적 삶(덕목의 옷 입음)이 같은 이미지로 연결된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열거한 후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묶는 띠로 온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찬가와 기능이 같다. 모든 덕목의 완성이자 통합이다.





가정에서의 관계

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20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고 있으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18-25절은 당시 가정 윤리 교훈(하우스타펠, Haustafeln)의 형식을 따른다. 스토아 철학과 유대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정 내 역할 목록이다. 바울의 독특성은 각 지시 뒤에 “주 안에서”(18절), “주께 하듯”(23절) 등의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다. 관계 자체보다 그 관계의 동기와 방향을 전환한다.

21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 에베소서 6:4에도 같은 경고가 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요구가 낙심을 만든다는 것을 바울은 주목한다.




골로새서 4장 — 마지막 인사


기도와 지혜로운 행실

1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 또한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

5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6절 “소금으로 고루게 하라” —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방부제이자 맛을 더하는 것이었다. 대화에 소금 같은 요소를 더하라는 것이다. 적절한 시점에, 듣는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 획일적 공식이 아니라 상대에 따른 지혜가 요구된다.





동역자들의 소식

7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그는 사랑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8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 신실하고 사랑 받는 형제 오네시모(Onesimus)와 함께 하였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10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Aristarchus · ㉸ 아리스타르코)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Mark · ㉸ 마르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11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할례자 중에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안이 되었느니라.

12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씨름하되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하느니라.

13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 사랑 받는 의원 누가(Luke · ㉸ 루카)와 데마(Demas)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Nympha · ㉸ 님파)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16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히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17 아킵보(Archippus · ㉸ 아르킵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9절 오네시모 — 이 인물은 빌레몬서의 주인공과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빌레몬의 도망간 종이 바울에게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빌레몬의 집이 있는 곳)로 돌아간다.

10절 마가 — 사도행전 15:36-40에서 바울과 분리된 그 마가다. 바나바의 생질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도중에 이탈했다. 바울이 2차 여행에서 마가를 거부하면서 바나바와 결별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언급하며 영접하라고 권한다. 두 사람이 화해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4:11에서도 바울은 마가를 “내게 유익한 자”라고 부른다.

14절 누가 — “사랑 받는 의원 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누가가 의원이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나온다. 데마는 여기서 동역자로 등장하지만, 디모데후서 4:10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기록이 나온다.

15절 눔바 —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초기 교회는 주로 가정 교회 형태였다. 건물을 가진 교회는 훨씬 후에 등장한다. 여성의 집이 교회 모임 장소였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여성의 역할을 보여준다.





바울의 친필 서명

18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 마지막에 바울이 직접 쓴 서명이다. 갈라디아서 6:11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 짧은 부탁이지만 무겁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가택 연금 중이다. 그 상황에서 쓴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망각에 맞서는 부탁이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다. 두 편지 모두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우주적 충분성을 선언한다. 다만 골로새서는 구체적인 거짓 가르침에 맞서 그 충분성을 더 날카롭게 주장한다. 어떤 추가적 지혜도, 어떤 천사도, 어떤 금욕 규정도 그리스도에 더할 것이 없다. 그 안에 모든 충만이 있다.


[image: 데살로니가전서 표지]








데살로니가전서

가장 오래된 신약 책 — 부활과 재림의 위로.




데살로니가전서 조망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AD 50-51년). 죽은 신자들의 운명과 재림의 위로. 4:13-18이 휴거 신학의 토대 본문.


전체 · 데살로니가전서 (1~5장)

재림과 위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 본받는 자


감사와 기억

1 바울(Paul · ㉸ 바오로)과 실루아노(Silvanus · ㉸ 실바노)와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는 데살로니가(Thessalonica · ㉸ 테살로니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2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1:1 — 데살로니가전서는 현재 남아 있는 바울 서신 중 가장 오래된 문서다. 작성 연대는 서기 50~51년으로 추정된다. 역사학자 마틴 헹엘(Martin Hengel)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 편지가 신약 문서 전체에서 예수의 죽음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쓰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다.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속주의 수도였다(현대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 주요 로마 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Via Egnatia)가 지나는 항구 도시였으며,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

1:3 “믿음의 역사·사랑의 수고·소망의 인내” — 세 쌍이다. 이 세 덕목은 이후 13장에서 믿음·소망·사랑이라는 바울 공식으로 응축된다. 여기서는 각각 행동이 뒤따른다. 믿음은 역사(일)를 낳고, 사랑은 수고를 낳고, 소망은 인내를 낳는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5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6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Achaia · ㉸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1:5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 바울은 데살로니가 복음 선포가 로고스(말)에 그치지 않고 뒤나미스(능력), 성령, 확신을 동반했다고 쓴다. 바울 편지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선포의 내용과 선포의 방식이 둘 다 중요하다.

1:6 “많은 환난 가운데서” — 사도행전 17:1-9은 데살로니가 교회 설립 당시 상황을 전한다. 유대인 일부가 폭동을 일으켰고, 바울은 밤에 도주해야 했다. 이 편지의 배경에는 그 소란이 있다.

1:7 “본이 되었느니라” — 헬라어 τύπος(튀포스). 도장을 찍어 남긴 자국, 즉 원형에서 복사된 형상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먼저 바울과 주를 본받은 자(μιμηταί, 미메타이 — 모방자)가 되었고, 그다음 다른 이들의 본(튀포스)이 되었다. 수신과 발신의 연쇄다.





우상에서 돌아선 자들

9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린다 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1:9-10은 이방인 회심의 정형 공식처럼 보인다.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옴” + “아들의 재림을 기다림”. 이 짧은 두 절에 바울 신학의 뼈대가 담겨 있다. 과거의 전향, 현재의 섬김, 미래의 기다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 구약의 표현을 이방인 청중에게 적용한다. 우상들이 죽었고 거짓이라는 대조가 전제되어 있다.

“장래의 노하심” —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언급이다. 이 단어는 데살로니가전서 전체에 흐르는 종말의 긴장감을 처음으로 소개한다. 1장은 재림 기대로 끝난다. 4-5장이 그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 양육의 비유


담대한 선포

1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2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먼저 빌립보(Philippi · ㉸ 필리피)에서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3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에서나 부정함에서나 속임에서 나지 아니하고,

4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사 복음을 위탁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외투를 입은 일이 없었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니라.

6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2:1-6 — 바울은 자신의 선교 방식을 변호한다. 당시 헬라-로마 세계에는 떠돌아다니며 청중의 환호와 돈을 요구하는 순회 연설가들이 많았다. 철학자, 소피스트, 점쟁이, 종교 선전가들이 섞여 있었다. 바울은 그들과 자신이 다름을 선명하게 밝힌다.

“탐심의 외투” — 탐욕을 미덕의 겉모습으로 가린다는 이미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스스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다(9절). 재정적 독립이 선포의 순수성을 보증하는 증거였다.





유모와 아버지의 비유

7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8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줄 정도로 좋아하였음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

9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고초를 너희가 기억하리라. 우리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0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니라.

11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12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2:7 — 이 절의 원문 본문 비평이 흥미롭다. 일부 사본은 “유순한 자”(ἤπιοι, 에피오이)로, 다른 사본은 “갓난아이”(νήπιοι, 네피오이)로 읽는다. 알파벳 한 글자 차이다. 유모 비유가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맥락상 어색하다는 주장과, 그래서 오히려 원본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어느 쪽이든, 바울이 양육의 이미지로 관계를 묘사한다는 사실은 같다.

2:7-12에는 두 개의 양육 비유가 나온다. 먼저 유모(7-8절), 다음으로 아버지(11-12절). 유모는 부드러운 돌봄을, 아버지는 권면·위로·경계의 역할을 한다. 이 두 이미지는 성별과 역할의 이분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복합적 돌봄의 전체를 나타낸다.

2:9 “밤낮으로 일하면서” —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였다(사도행전 18:3). 수공업으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당시 상류 문화에서 육체노동은 하층의 표시였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이 아닌 자유로 썼다.





말씀을 받아들임

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14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내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2:14-16 — 이 단락은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다. 반유대적 표현이 노골적이어서, 일부 학자는 후대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는 바울 자신의 글로 본다. 맥락은 적대적 박해 상황이고, 대상은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은 특정 반대자들이다. 이 구절이 후대 기독교의 반유대주의에 악용되어 온 역사는 별개의 비극이다.





바울의 그리움

17 형제들아, 우리는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사모하여 열심으로 노력하였노라.

18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하였으나 사탄(Satan)이 우리를 막았노라.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2:17-20 — 이 마지막 단락은 이별의 고통을 표현한다. “잠시 떠난” 헬라어는 ἀπορφανισθέντες(아포르파니스텐테스)로, “고아가 된”이라는 뜻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것이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노라” — 바울은 방문이 지연된 것을 사탄의 방해로 해석한다. 구체적인 장애가 무엇이었는지는 본문에 없다. 사도행전 17:5-9의 폭동, 보석 조건, 질병 등이 추정된다.

2:19 “자랑의 면류관” — 헬라어 στέφανος(스테파노스).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이다. 운동선수의 시상 이미지를 종말론과 연결한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의 날 바울의 상이 된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 디모데의 위로


디모데를 보내다

1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Athens · ㉸ 아테나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으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환난을 받을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과연 그렇게 되었느니라.

5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고자 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었노라.

3:1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 바울은 혼자 아덴에 남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돌려보냈다. 이 결정에는 희생이 따른다. 동료를 곁에 두는 것보다 공동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다.

아덴(아테네)은 당시 여전히 철학·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정치적으로는 로마 속주에 속한 이류 도시였다. 사도행전 17:16-34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했다고 전한다.

3:3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하지 않게” — 헬라어 σαίνεσθαι(사이네스타이)는 개에게 꼬리를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린다는 이미지다. 믿음이 환난에 흔들려 씻겨 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바울의 의도다.





디모데의 좋은 소식

6 이제는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사모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기로,

7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8 너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받은 모든 기쁨으로 인하여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리요?

10 주야로 더욱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3:6 “기쁜 소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εὐαγγελίζεσθαι(에우앙겔리제스타이)다. 복음을 전하다(to preach the Gospel)라는 바로 그 단어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바울에게 “복음처럼” 전했다. 인간적 좋은 소식에 신학적 단어를 쓴 것이 의도적이다. 공동체의 안녕 자체가 복음적 사건으로 읽힌다.

3:8 “너희가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 짧고 강렬한 문장이다. 공동체의 지속이 사역자의 삶의 이유다. 공동체가 서면 바울이 산다. 이 의존 관계는 목회 관계의 역설을 담는다.





사랑이 넘치기를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접 이끄시옵소서.

12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 풍성하게 하사,

13 우리 주 예수 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11-13은 기도문으로 장이 마무리된다. 구조는 “기도 → 현재의 사랑 넘침 → 재림의 날 흠 없음”이다. 3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공동체를 향한 불안에서 시작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끝난다.

3:13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 “성도”(ἅγιοι, 하기오이)가 천사를 뜻하는지, 이미 죽은 신자들을 뜻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갈린다. 4장의 죽은 자 부활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3장 끝이 4장 시작을 예비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 재림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도덕적 변화의 목표점으로 제시된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종말론은 윤리와 분리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 잠자는 자들과 휴거


거룩함으로 살라

1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그와 같이 행하되 더욱 많이 힘쓰라.

2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4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다스릴 줄 알고,

5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6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보응하시는 자이심이라.

7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8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4:3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토록 명확하게 지목하는 경우는 드물다. 거룩함(ἁγιασμός, 하기아스모스)이 그것이다.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성적 행동 규범으로 즉각 구체화된다.

이방인 도시 데살로니가에서 성적 기준은 유대-기독교 공동체와 달랐다. 신전 매춘, 노예와의 성관계, 축제의 혼음이 일상화된 문화에서 바울이 구별된 삶을 요구한 것이다.

4:8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 성적 윤리를 어기는 것이 인간적 규칙 위반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라는 논리다. 윤리의 근거를 신학에 놓는다.





형제 사랑과 손수 일함

9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10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에 대하여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11 또 너희에게 명한 것과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12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9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 θεοδίδακτοι(테오디닥토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 자들”이라는 헬라어 합성어다. 신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곳이다. 성령을 통한 직접적 교육이라는 개념을 암시한다.

4:11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 이 명령이 5:14, 데살로니가후서 3:6-15에서 반복된다. 데살로니가 공동체 일부가 종말 기대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이에게 의존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림이 곧 올 것이라면 왜 일하느냐는 논리다. 바울은 그 논리를 거부한다.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4:13-18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논쟁된 종말론 본문 중 하나다. 핵심 단어는 17절의 “끌어올려”다. 헬라어 ἁρπαζω(하르파조)는 잡아채다, 빼앗아가다는 뜻의 격렬한 동사다. 이것이 라틴어 성경(불가타)에서 rapiemur(라피에무르)로 번역되었고, 여기서 영어 rapture(랩처)가 나왔다.

“휴거”(携擧) 교리는 19세기 아일랜드 신학자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다비는 이 본문을 근거로 성도들이 대환난 이전에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종말론을 전개했다. 이 해석은 특히 미국 복음주의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학자 다수는 다비의 읽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이미지는 당시 로마 황제나 고위 관료가 도시를 방문할 때 시민들이 성문 밖으로 나가 영접하는 관습(ἀπάντησις, 아판테시스)과 유사하다. 즉 신자들이 재림하시는 주를 영접하러 나갔다가 함께 땅으로 돌아온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13 “자는 자들” — 죽은 자를 잠에 비유하는 표현은 유대 문학과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공통이다. 부활을 전제하기 때문에 “잠”이 가능하다. 죽음이 끝이면 잠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단락이 쓰인 배경: 데살로니가 교인 일부가 죽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실제적 슬픔이 이 편지를 낳았다. 바울의 대답은 신학이자 위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 깨어 있으라


밤과 낮

1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9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너희가 이미 하는 것과 같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5:2 “밤에 도둑 같이” — 이 이미지는 예수의 말씀(마태복음 24:43-44, 누가복음 12:39-40)에서도 등장한다. 바울이 예수 전승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드문 지점 중 하나다.

5:3 “평안하다, 안전하다” — 헬라어 εἰρήνη καὶ ἀσφάλεια(에이레네 카이 아스팔레이아). 이 두 단어는 로마 제국의 공식 선전 문구(“팍스(Pax)와 세쿠리타스(Securitas)”)를 연상시킨다. 황제의 통치가 가져다준다는 평화와 안전을 풍자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제국의 평화 선언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5:8 “호심경과 투구” — 전사의 무장 이미지는 이사야 59:17을 배경으로 한다. 에베소서 6:10-17의 전신갑주 비유와 비교된다. 여기서는 간략하다. 믿음+사랑이 가슴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이 머리를 지킨다.





공동체 안에서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5:16-18 — 세 짧은 명령이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약에서 가장 함축적인 세 문장이다. 각각 독립적이지만 함께 읽힌다. 기쁨·기도·감사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다. 항상 그 방향을 향한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 헬라어 ἀδιαλείπτως(아디알레이프토스).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문자적 명령이 아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맥락 안에 있다는 의미다. 기도를 특정 시간의 행위가 아니라 삶의 호흡으로 보는 시각이다.

5:19-22 — 성령과 예언에 관한 일련의 짧은 명령들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헬라어 μὴ σβέννυτε(메 스벤뉘테),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다. 성령을 불로 비유한 것이다. 동시에 “범사에 헤아려”가 따라온다. 성령의 역사를 억누르지 말되 분별하라는 균형이다.





평강의 하나님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5:23 “온 영과 혼과 몸” —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삼분설(trichotomy)처럼 보이지만, 바울의 의도는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데 있다. “영(πνεῦμα, 프뉴마), 혼(ψυχή, 프쉬케), 몸(σῶμα, 소마)” — 존재의 모든 층위가 거룩함의 대상이다. 어떤 영역도 예외가 없다.

5:27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편지는 낭독되었다. 문맹률이 높았고 사본이 귀했다. 공동 낭독이 예배의 일부였다. 이 명령이 서신의 마지막에 붙은 것은 편지가 특정 지도자에게만 전달되고 대중에게 숨겨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의 긴박함으로 시작해 일상의 구체적 윤리로 끝난다. 종말론이 도피의 신학이 아니라 깨어 있음의 신학임을 보여준다. 기다림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다.


[image: 데살로니가후서 표지]








데살로니가후서

재림은 아직 —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데살로니가후서 조망

데살로니가후서는 재림이 임박했다는 오해를 바로잡는다. 불법의 사람·배교가 먼저 와야 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3:10)가 가장 자주 인용.


전체 · 데살로니가후서 (1~3장)

재림과 노동




데살로니가후서 1장 — 환난과 영광


인사와 감사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쓰노니,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3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자람으로써 너희 가운데서 각각 서로 사랑함이 넘침이라.

4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자랑하노라. 그것은 너희가 받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의 작성 시기와 저자에 대한 논쟁이 있다. 바울의 진정한 편지로 보는 보수적 학자들이 있는 반면, 어휘·문체·종말론이 데살로니가전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후대 바울 학파의 작품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작성 연대는 전서 직후인 51년경, 혹은 80-90년대로 추정된다.

1:3 “믿음이 자란다” — 데살로니가전서 3:10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한다”고 했다. 후서에서는 그 믿음이 자랐다고 확인된다. 같은 저자의 시간적 연속으로도, 후대 공동체의 발전을 담은 문서로도 읽힌다.





환난과 공의의 보응

5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니, 너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려 함이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6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7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1:6-10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가장 강렬한 심판 언어가 등장하는 대목이다. “불꽃”, “형벌”, “영원한 멸망” — 이 언어들은 이사야 2:10, 66:4, 다니엘 7장 등 구약 예언서의 심판 묘사를 직접 이어받는다.

1:9 “영원한 멸망” — 헬라어 ὄλεθρος αἰώνιος(올레트로스 아이오니오스). “영원한”의 해석이 논쟁적이다. 끝없는 의식 있는 고통인지, 존재 자체의 소멸인지(전멸론, annihilationism)에 대해 신학자들이 달리 읽는다.

이 단락은 박해받는 공동체를 위로하는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다. 그 정의의 방향이 현재의 고통을 견디는 이유가 된다.





기도

11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을 기뻐하는 모든 일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려 함이라.

12 이로써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

1:12 — “예수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는 상호적 영광화다. 신자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된다. 개인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1장 전체의 구조는 현재의 환난(4절) → 하나님의 공의(5-10절) → 미래의 영광(10절) → 이를 위한 기도(11-12절)로 이어진다. 박해 한복판에서 영광을 본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 불법의 사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거짓말

1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너희에게 구하노니,

2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어떤 방법으로도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쉬 동요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노라.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5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6 지금 그를 막는 것이 있어서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도록 막는다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7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사라지기까지는 막는 자가 있느니라.

8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2:3 “배교하는 일”(ἀποστασία, 아포스타시아) — “배교”(apostasy)의 어원이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것. 종말이 오기 전에 대규모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다.

“불법의 사람”(ὁ ἄνθρωπος τῆς ἀνομίας, 호 안트로포스 테스 아노미아스) — 이 인물의 정체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었다. 로마 황제 네로, 가이우스 칼리굴라, 교황, 나폴레옹, 히틀러 등 역사상 주요 독재자들이 차례로 이 역할에 대입되었다. 요한일서에는 이 단어 대신 “적그리스도”(antichristos)가 등장하는데, 후대 신학은 이 두 개념을 합쳐 “적그리스도” 신학을 형성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불법의 사람”이 그 신학의 원류 본문이다.

2:4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 다니엘 11:36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묘사, 서기 40년 황제 가이우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상을 세우려 했던 사건(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이 배경으로 추정된다. 성전 모독이 가장 극단적인 신성모독의 상징이다.





막는 자

9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11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2:6-7 “막는 자” — 신약에서 가장 신비로운 구절 중 하나다. 무언가(혹은 누군가)가 “불법의 사람”의 나타남을 막고 있다고 한다. 교부들은 이것을 로마 제국, 로마 황제, 법질서, 교회, 성령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했다. 본문 자체는 그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수신자들은 알았겠지만(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 우리에게는 그 맥락이 전달되지 않았다. 신약에서 드물게 해석 불가능 상태로 남은 구절이다.

2:11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 신학적으로 예민한 구절이다.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미혹을 보낸다는 것인가. 이것은 거부한 자들이 받는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묘사된 것이다. 로마서 1:24-28의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굳건히 서라

13 주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13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 예정론의 언어다. “처음부터”는 일부 사본에서 “첫 열매로”(ἀπαρχήν, 아파르켄)로 읽히기도 한다. 어느 독법이든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적 선택에 기초한다는 점은 같다.

2:15 “전통을 지키라” — 헬라어 παραδόσεις(파라도세이스).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는 명령은 주목할 만하다. 전서에서는 재림의 긴박함이 강조되었는데, 후서에서는 “전통”의 보존이 강조된다. 이 변화가 데살로니가후서를 후대 작품으로 보는 근거 중 하나다. 긴박한 종말론에서 제도적 안정화로의 전환이 느껴진다.

2장은 신약의 종말론 전통에서 가장 복잡한 본문 중 하나다. 배교, 불법의 사람, 막는 자, 거짓 기적, 하나님의 미혹 — 이 개념들이 조밀하게 얽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긴장을 뚫고 끝에 남는 것은 “굳건히 서라”는 단순한 명령이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기도 요청

1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을 받고,

2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사 달라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3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5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1 “말씀이 달음질하여” — 헬라어 τρέχῃ(트레케). 달린다는 동사다. 복음의 이동에 속도의 이미지를 쓴다. 시편 147:15(“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와 공명한다.

3:2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 헬라어 πίστις(피스티스)가 주어다. 믿음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관찰이다. 적대적 반대자들의 존재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게으른 자들에 대한 명령

6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7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8 누구에게서도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13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3:10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실용 문장 중 하나다. 이 원칙은 후대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블라디미르 레닌은 1917년 혁명 직후 소비에트 헌법 초안에 이 구절을 변형해 삽입했다(“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바울의 반종말론적 노동 윤리가 무신론적 사회주의 헌법에 등장한 것이다.

이 명령의 배경: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은 일부 교인들이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이들의 도움에 의존하며 지냈다. “게으른 자”가 아니라 “규모 없이 행하는 자”(ἀτάκτως, 아탁토스 — 대열을 벗어난, 질서를 어긴)다. 군사 용어에서 왔다. 열에서 이탈한 병사의 이미지다.

3:11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 헬라어 περιεργαζομένους(페리에르가조메누스). “과잉 활동자들”이다. 정작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남의 일에 끼어드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일하지 않는 시간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시간이 된다는 관찰이다.

3:14-15 — 공동체에서 분리하되(“사귀지 말라”) 적으로 대하지는 말라(“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균형이 요구된다. 징계의 목적이 배제가 아니라 회복임을 명시한다.





끝인사

16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라 내가 이렇게 쓰노라.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3:17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 바울은 대개 서기(amanuensis)를 통해 받아쓰게 하고, 마지막에 친필로 서명했다. 이 메모가 편지마다 들어 있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6:11, 고린도전서 16:21, 빌레몬서 19절에도 유사한 친필 언급이 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이 서명이 위조 편지에 대한 대응으로도 읽힌다(2:2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3:16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 원문은 ἐν παντὶ τρόπῳ(엔 판티 트로포), “모든 방식으로”라고도 번역된다. 상황에 따른 맞춤 평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평강이다. 데살로니가후서 전체가 박해와 혼란 속에서 시작해 이 평강의 기원(祈願)으로 끝난다.


[image: 디모데전서 표지]








디모데전서

젊은 목회자에게 —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디모데전서 조망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 거짓 가르침·예배 질서·감독·집사·과부·연장자에 대한 실제 지침.


전체 · 디모데전서 (1~6장)

목회 지침




디모데전서 1장 — 다른 교훈


인사

1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2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목회서신(딤전·딤후·딛)이라는 명칭은 18세기 학자 폴 안톤(Paul Anton, 1726년)이 붙였다. 이 세 편지는 교회 지도자(목회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어휘·신학이 다른 바울 서신과 달라 학자 다수가 바울 사후 그의 이름으로 작성된 위명(偽名) 편지(pseudepigrapha)로 본다. 보수 학자들은 바울의 친작을 옹호한다. 작성 연대는 진작이면 60년대 초, 후대 작성이면 80-100년대로 나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났다(행 16:1, 딤후 1:5).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이자 아들처럼 여긴 인물이다. 바울 서신 여러 곳에 공동 발신자로 등장한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3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에베소(Ephesus · ㉸ 에페소)에 머물라고 부탁하였거니와,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4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을 내는 것이라.

5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6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7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언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1:3-4 “다른 교훈·신화·끝없는 족보” — 에베소 교회에서 유행하던 이탈적 가르침들이다. “신화와 족보”가 무엇인지 본문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유대적 하가다(전설적 성경 해석), 영지주의적 우주론의 족보(에온들의 계보), 혹은 두 가지의 혼합으로 추정된다.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1:5 — “사랑”이 교훈의 목적이다. 신학적 논쟁의 결과물이 사랑이어야 한다. 이탈한 교사들의 문제는 그들이 논쟁은 내지만 사랑은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율법의 올바른 용도

8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합법적으로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9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10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복음은 내가 맡은 것이라.

1:10 — 이 죄인 목록에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ἀρσενοκοῖται(아르세노코이타이)가 포함된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와 고린도전서 6:9에만 나오며, 정확한 의미에 대한 논쟁이 계속된다. “남자와 동침하는 남자”(레위기 18:22, 20:13의 헬라어 번역을 조합)를 뜻하는 신조어라는 설이 유력하다. 고대 로마의 어떤 특정 성적 관행(예: 남성 매춘 착취)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다. 이 단어의 해석은 현대 기독교 성윤리 논쟁의 핵심 본문 중 하나다.





긍휼을 받은 자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15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 이것은 겸손한 수사가 아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실제 역사로 기억한다(행 7:58, 8:1, 9:1-2). 가장 큰 죄인에게 긍휼이 임했다는 것이 복음의 급진성을 증명한다는 논리다.

1:17 — 돌연 찬가(doxology)가 터진다. 자기 회심을 기억한 바울이 하나님 찬양으로 폭발한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유대교의 하나님 찬가 형식을 그대로 쓴다.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사용된 송영(頌榮)이 삽입된 것으로도 본다.





디모데를 향한 당부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 가운데 후메내오(Hymenaeus)와 알렉산더(Alexander)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노라.

1:18 “예언을 따라” — 디모데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 예언이 있었다. 4:14에도 언급된다(“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초기 교회에서 지도자 선출에 예언이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1:20 “사탄에게 내주었다” — 고린도전서 5:5의 표현과 동일하다. 심각한 이탈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는 징계 행위다.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파문, 영적 위험 지역으로의 추방 등으로 해석된다. 목적은 회복이다(“훈계를 받아”).




디모데전서 2장 — 기도와 여성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언될 것이라.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노라.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2:1-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 초기 기독교가 로마 국가에 대해 적대적이기보다 공존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다. 로마서 13장의 국가 존중과 같은 방향이다. 박해받는 소수자로서 제국 당국의 눈에 위험한 집단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현실적 필요도 반영된다.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 보편적 구원 의지(universal salvific will)의 명확한 표현이다. 이 구절은 예정론과 보편구원론 논쟁에서 양측이 모두 인용하는 본문이다.

2:5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 헬라어 μεσίτης(메시테스), 두 편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다. “한 분”이라는 배타적 주장이 포함된다. 당시 다신교적 환경에서 다수의 신과 중재자가 있던 것과 대조된다.





남자들은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들은

9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부끄러움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하고, 땋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에게 마땅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2:11-15 — 신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단락 중 하나다. 해석의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문화적 규정설: 이 명령은 에베소 교회의 특정 상황(이탈 가르침에 빠진 여성들의 문제)에 대한 일시적 대응이며,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12의 “허락하지 아니하노니”가 현재 진행 시제로, “지금 현재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언어학적 주장도 있다.

둘째, 보편 원칙설: 창조 질서(13절)와 타락 서사(14절)에 근거한 보편적 명령이며, 교회 안에서 여성의 가르치는 역할을 제한하는 영속적 원칙이다. 전통적 입장이다.

셋째, 위명 문서 반영설: 목회서신이 바울 사후 작성되었다면, 이 본문은 1세기 말~2세기 초 교회가 당시 사회 규범에 동화되면서 여성 지도력을 제한한 역사적 과정을 반영한다는 해석이다.

2:15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 이 절은 신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 중 하나다. 출산이 구원의 수단인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읽는다. “그 해산”(the childbearing)이 창세기 3:16의 여자가 해산하게 될 것이라는 저주와, 갈라디아서 4:4의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를 연결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즉 메시아의 출생을 통한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또는 타락한 이브의 이야기가 출산의 고통으로 이어졌지만 여성은 그 역할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살면서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다.




디모데전서 3장 — 감독과 집사


감독의 자격

1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력을 쓰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3:1 “감독”(ἐπίσκοπος, 에피스코포스) — “위에서 살피는 자”라는 뜻이다. 영어 bishop(비숍)의 어원이다. 이 시기에 감독과 장로(πρεσβύτερος, 프레스뷔테로스)가 동일 직무를 가리켰는지, 이미 구별되기 시작했는지는 학자들이 논쟁한다. 빌립보서 1:1은 감독들과 집사들을 나란히 언급한다.

3:2 “한 아내의 남편” — μιᾶς γυναικὸς ἄνδρα(미아스 귀나이코스 안드라). 이 자격 요건은 여러 해석을 낳는다. 일부다처제 금지인지, 재혼 금지인지, 간음 금지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덕목을 요구하는 것인지 논쟁이 있다. 문자 그대로 “한 여자의 남자”다.

3:2-7의 자격 목록은 로마-헬라 문화에서 훌륭한 가장과 공직자의 덕목과 유사하다. 초기 교회가 지도자를 당시 사회가 존중하는 인격 기준으로 선발했음을 보여준다. 이 목록이 3장 내내 이어지는 자격 명세의 토대가 되어, 후대 교회법과 교직 제도의 근거가 된다.





집사의 자격

8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3:8 “집사”(διάκονος, 디아코노스) — “섬기는 자, 사환”이라는 뜻이다. 사도행전 6:1-6에서 일곱 사람을 세운 것이 집사직의 기원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그 본문에서 “집사”라는 단어 자체는 쓰이지 않는다. 로마서 16:1에서 뵈뵈(Phoebe)가 디아코노스로 불린다.

3:11 “여자들도” — 이것이 집사들의 아내인지, 여성 집사인지에 대한 해석이 갈린다. 헬라어 γυναῖκας(귀나이카스)는 “여자들” 또는 “아내들” 두 가지로 번역 가능하다. 로마서 16:1의 뵈뵈, 초기 교부 문헌(플리니우스 서한, 약 112년)에서 “집사직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언급은 여성 집사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경건의 비밀

14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15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16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3:16 — 이것은 초기 기독교 찬가의 단편이다. 6행 구조로 된 시적 형식이다. “나타나셨다 →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 보이셨다 → 전파되셨다 → 믿으셨다 → 올려지셨다.” 예수의 생애를 찬가로 압축한다. 빌립보서 2:6-11과 함께 초기 기독교 찬가 전통의 중요한 예다.

“경건의 비밀”(μυστήριον τῆς εὐσεβείας, 미스테리온 테스 에우세베이아스) — 이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드러난 것이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승천까지 전체다.

3:15 “진리의 기둥과 터” — 교회를 건축 이미지로 표현한다. 기둥(στῦλος, 스튈로스)과 터(ἑδραίωμα, 헤드라이오마)는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다. 교회가 진리를 세상에서 지탱하는 구조라는 자기 이해가 담겨 있다.




디모데전서 4장 — 마지막 때


떠나갈 자들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4:1-3 — 금욕적 이단의 특성이 묘사된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특성은 영지주의 운동과 일치한다. 영지주의는 물질을 악으로 보아 몸의 욕망(성관계, 음식)을 억압하거나, 반대로 방임하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경우는 금욕 쪽이다.

4:2 “화인을 맞아” — 헬라어 κεκαυστηριασμένων(케카우스테리아스메논), 인두로 지진 것. 노예에게 주인의 표시를 낙인찍는 것처럼,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이미지다.

4:3-5 — 창조의 선함을 강조하는 논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선하다. 따라서 음식과 결혼을 죄악시하는 이원론적 금욕주의는 창조 신학에 어긋난다. 이것은 창세기 1:31(“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반향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던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8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4:7-8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 헬라어 γύμναζε(귐나제), 체육관에서 훈련한다는 뜻의 동사다. 영어 gymnasium(체육관)의 어원이다. 바울은 육체적 훈련의 이미지를 영적 훈련에 적용한다. 그러나 육체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표현은 금욕주의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화한다.

4:10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 “모든 사람의 구주”라는 표현이 흥미롭다. 보편 구원(universalism)을 함의하는지, 구원의 제공이 보편적이되 수용은 믿는 자들에게만 실현된다는 뜻인지에 대해 해석이 나뉜다.





젊음을 극복하라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4:12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 디모데가 젊었음을 보여준다. 고린도전서 16:10-11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두려움 없이” 대하라고 당부했다. 젊은 지도자가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4:13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 헬라어 ἀναγνώσει(아나그노세이), 공적 낭독이다.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성경 낭독, 권고, 가르침이 세 핵심 요소였음을 보여준다. 회당 예배에서 이어진 전통이다.

4:14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 디모데의 임직 장면이 간접적으로 묘사된다. 안수는 지도자 세움의 표징이다.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은 임직 예배에서 예언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초기 교회에서 지도자 선발에 신탁적 성격이 있었다.




디모데전서 5장 — 과부와 장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1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5:1-2는 교회 안의 세대 관계를 가족 언어로 표현한다. 교회가 공식적 제도이기 이전에 확장된 가족이라는 자기 이해다. 지도자(디모데)는 나이 든 이에게 아들로서, 젊은 이에게 형제로서, 여성 어른에게 아들로서, 젊은 여성에게 오빠처럼 관계한다. 위계적이지 않은 돌봄의 언어다.





과부를 공경하라

3 참 과부인 과부를 공경하라.

4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녀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6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자니라.

7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5:3 “참 과부” —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이었다. 남편 없이는 재산권도, 법적 보호도 거의 없었다. 초기 교회는 과부를 공동체가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였다(행 6:1-6, 야고보서 1:27). 이 본문은 그 돌봄을 체계화한다.

“참 과부”(ὄντως χήρα, 온토스 케라) — 문자적으로 “실제로 과부인 과부”. 가족의 지원이 없는 고령 과부를 가리킨다. 교회 지원 대상을 가족 지원 여부로 구분함으로써 공동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려는 실용적 기준이다.





과부 명부

9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10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힘써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11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때에 시집가고자 하여,

12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13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14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15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5:9-10 “과부 명부” — 조직화된 공동체 지원 제도다. 나이 60세 이상, 한 남편의 아내, 선행의 증거(자녀 양육, 나그네 대접, 발 씻김, 환난 구제). 이 목록은 공동체 봉사의 구체적 항목들을 열거한다. “발을 씻긴다”는 섬김의 상징적 행위(요 13장)가 선한 행실의 지표로 나온다.

5:11-15 — 젊은 과부에 대한 이 단락은 현대 독자에게 불편하다. 젊은 여성이 다시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고 표현하고, 집집을 돌아다니는 것을 문제 행동으로 지목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단 교사들이 여성들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있다. 문화적·상황적 맥락 안에서 읽어야 하는 규정이다.





장로를 공경하라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여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을 받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라가나니,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5:17-18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 신명기 25:4에서 인용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9에서도 같은 구절을 인용하여 선교사의 재정적 지원을 논했다. 여기서는 장로의 사례(謝禮)를 지지하는 데 쓴다.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예수의 말씀(눅 10:7)과 유사한 표현이다. 신약 저자가 예수의 말씀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용하는 드문 사례다.

5:23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 갑자기 건강 조언이 나온다.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았고, 물만 마시는 엄격한 금욕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그 금욕을 완화하여 약으로서 포도주를 권한다. 극단적 금욕주의에 대한 현실적 균형이다. 동시에 4장에서 음식 금지를 반박한 것과 일관된다.




디모데전서 6장 — 돈 사랑


종들과 주인들

1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하여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6:1-2 — 노예제에 대한 바울 서신의 입장은 20세기까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 구절들은 노예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권한다.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제 옹호론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사용했다. 동시에 폐지론자들은 갈라디아서 3:28(“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 빌레몬서의 오네시모 이야기를 근거로 복음의 방향성이 해방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

목회서신에서 노예는 순종하고, 여성은 조용히 배우고, 교회는 국가 권위에 복종한다. 이 패턴은 이른바 “가정 훈령”(Haustafeln)이라는 고대 가정 관리 문학의 형식과 유사하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다른 교훈과 돈을 사랑함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6: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 가장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다. 그러나 자주 오인용된다. 본문은 “돈(money)”이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함(love of money)”이 악의 뿌리다. 헬라어 φιλαργυρία(필라르귀리아), “은을 사랑함”이다. 돈 자체의 악함이 아니라 돈을 향한 탐욕의 파괴성이다.

이 구절의 맥락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거짓 교사들이다. 종교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을 겨냥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는 6절과 대조된다. 참 이익은 자족함이지 재물 축적이 아니다.

헬라-로마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도 자족(αὐτάρκεια, 아우타르케이아)은 최고의 덕목 중 하나였다. 바울은 빌립보서 4:11에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빌라도(Pontius Pilate)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6:13 “빌라도에게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 빌라도 앞에서 예수의 심문이 언급된다. 요한복음 18:37의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는 답변을 배경으로 본다. 디모데가 공적 증언을 해야 할 상황에서 예수의 빌라도 앞 증언을 모범으로 제시한다.

6:15-16 — 유대교 찬가 형식의 하나님 송영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표현이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시고” — 신의 접근 불가능성(transcendence)에 대한 고전적 표현이다. 이것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성육신과 대비된다.





부한 자들을 향한 명령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20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21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6:17-19 — 바울(혹은 후대 바울 학파)은 부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미 부한 자들에게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소망의 대상을 재물에서 하나님으로. 행동의 방향을 쌓음에서 나눔으로. 이것이 “참된 생명”이다.

6:20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 헬라어 ψευδώνυμος γνῶσις(프세우도니모스 그노시스). “거짓 이름의 지식”. 영지주의(Gnosticism)를 직접 지칭하는 것으로 오래 읽혀왔다. 그러나 영지주의가 2세기에 체계화된 운동이라면, 이 언급이 1세기 후반~2세기 초의 작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논거가 된다. 디모데전서의 후대 작성설을 지지하는 구절 중 하나다.

디모데전서는 교회가 제도로 정착되어가는 시기의 문서다. 감독·집사의 자격, 과부 명부, 장로 징계, 이단 대응 — 모두 조직화된 공동체의 언어다. 초기 기독교의 종말론적 긴박함이 제도적 안정화로 이행하는 지점을 이 편지가 담고 있다.


[image: 디모데후서 표지]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편지 —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조망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추정. AD 67년경 로마에서 처형 직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4:7) — 가장 자주 인용되는 작별의 말.


전체 · 디모데후서 (1~4장)

마지막 작별




디모데후서 1장 — 부끄러워 말라


인사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 중 가장 개인적인 편지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전통이 있다. 4:6-8에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쓴다. 이 편지가 바울의 친작이라면 1세기 60년대 초 로마 감옥에서, 후대 작성이라면 바울의 마지막을 문학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디모데를 향한 감사

3 나는 조상 때부터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노라.

4 네 눈물을 기억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Lois)와 네 어머니 유니게(Eunice · ㉸ 에우니체)에게 있더니 네게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1:4 “네 눈물을 기억하여” — 디모데의 눈물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디모데가 울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짧은 언급이 두 사람의 관계의 깊이를 드러낸다. 사역 편지가 아니라 개인 편지다.

1:5 로이스와 유니게 — 신약에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구절이다. 신앙이 조모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아들로 전달된 계보가 기록된다. 사도행전 16:1은 유니게가 “믿는 유대 여자”였다고 전한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 이방인이었다. 어머니와 외조모의 신앙이 디모데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이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 말라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1:7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 헬라어 δειλίας(데일리아스), 겁쟁이 같은 두려움이다. 영어 cowardice와 유사하다. “능력(δύναμις, 뒤나미스), 사랑(ἀγάπη, 아가페), 절제(σωφρονισμός, 소프로니스모스)” — 이 세 가지가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대비된다. “절제”는 더 정확하게 “건전한 정신, 자기 통제력”이다.

1:8 “부끄러워하지 말고” — 이 편지의 핵심 어조다. 바울은 감옥에 있다(1:16). 갇힌 선생을 따르는 것, 박해받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수치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디모데에게 그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오네시보로의 친절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Phygelus)와 허모게네(Hermogenes)도 있느니라.

16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Onesiphorus)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시원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17 도리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18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내게 얼마나 많이 도운 것은 네가 잘 아느니라.

1:15-18 — 극도의 고독이 배어 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모두가 떠났다. 이름이 거명된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 이름들이 배신의 기록으로 편지에 남는다.

오네시보로 혼자 찾아와 “시원하게 했다”.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1:8의 “부끄러워하지 말라”와 호응한다. 바울 자신이 요청하는 것을 오네시보로는 이미 실천했다. 구체적 인물의 행동이 추상적 권면의 근거가 된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 오네시보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집”에 긍휼을 빈다. 일부 학자는 이것이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었음을 암시한다고 본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신약의 드문 구절이다.




디모데후서 2장 — 군사·운동선수·농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1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2 — 신약에서 가장 명확한 제자 훈련 모델이다. 바울 → 디모데 → 충성된 사람들 → 또 다른 사람들. 4세대의 연쇄가 한 절에 담겨 있다. 가르침의 전달이 제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세 가지 비유

3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4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2:3-6 — 세 개의 비유가 연속으로 온다. 군사, 운동선수, 농부. 각각 핵심이 다르다.

군사(3-4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음. 군사는 민간 생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선교사의 전적 헌신이다.

운동선수(5절): 법대로 경기함. 규칙 없이 이기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음 전달의 방식이 중요하다.

농부(6절): 수고가 보상을 먼저 받는다. 가장 힘들게 일한 자가 첫 열매를 받는다. 수고와 보상의 정당한 연결이다.

이 세 비유는 바울 서신에서 반복 등장한다. 고린도전서 9:7은 군사와 농부 비유를 선교사 지원 논거로 쓴다. 고린도전서 9:25는 운동선수 비유를 자기 훈련의 근거로 쓴다. 여기서는 디모데 개인을 향한 권면의 그림들이다.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8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2:11-13 — 초기 기독교 찬가(hymn) 또는 신앙 고백 단편으로 여겨진다. 네 행의 대칭 구조다. 죽음-삶, 참음-왕 노릇, 부인-부인, 미쁨 없음-미쁘심. 마지막 행이 가장 놀랍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인간의 신실함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배신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 바로 앞 행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다툼을 피하라

14 너는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말다툼은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느니라.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Hymenaeus)와 빌레도(Philetus)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15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 헬라어 ὀρθοτομοῦντα(오르토토무운타), “올바르게 자른다”는 뜻이다. 영어 orthodoxy(정통)의 어원 ortho-와 같다. 재봉사가 천을 바르게 자르는 것, 농부가 밭고랑을 곧게 내는 것, 도로를 직선으로 내는 것 등의 이미지로 해석된다. 말씀을 바르게 다루는 것이 기술이자 책임이다.

2:17-18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 후메내오와 빌레도의 가르침이다. 부활을 이미 완성된 영적 사건으로 본 것이다. 영지주의적 해석에서 자주 나타나는 입장이다. 물리적 미래 부활을 부정하고 영적 각성을 부활로 이해한 것이다. 이 이단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바울은 경고한다.





깨끗한 그릇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24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2:20-21 “금 그릇과 질그릇” — 집 안의 그릇들 비유다.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은 재질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달렸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자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는 논리다.

2:24-26 — 이단을 다루는 방식이 제시된다. 다투지 않음, 온유함, 인내. 논증이 아니라 인격이다. “하나님이 회개를 주실까”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회개도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길 의무가 아니라 온유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디모데후서 3장 — 마지막 때와 성경


마지막 날의 위험

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3:1-5 — 마지막 날의 징표로 나열된 덕목 결핍의 목록이다. 19개 항목이 쉼 없이 이어진다. 이 목록의 특징은 이것들이 특별히 새로운 악이 아니라 항상 있어온 인간의 결함이라는 점이다. “말세”의 특성이 선한 것의 부재로 정의된다. 3: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 이것이 핵심이다. 종교적 형식을 유지하면서 실제 변화의 능력은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다.





속이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6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 얀네(Jannes)와 얌브레(Jambres)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9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3:6-7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 지식을 추구하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보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없는 학습은 쌓일수록 혼란만 더한다는 관찰이다.

3:8 얀네와 얌브레 —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다. 출애굽기 7-8장에서 모세에 대적한 바로의 마술사들의 이름으로, 후대 유대 전승(탈무드, 쿰란 문서)에 보존된 것이다. 신약 저자가 구약 외경 전승을 알고 인용했음을 보여주는 드문 예다.





바울을 본받으라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Antioch · ㉸ 안티오키아)과 이고니온(Iconium · ㉸ 이코니움)과 루스드라(Lystra · ㉸ 리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 받은 것을 네가 과연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3:10-11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 사도행전 13-14장에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박해받은 도시들이다. 안디옥(비시디아의 안디옥, 현대 터키 얄바흐)에서 바울은 추방되었고, 이고니온에서는 돌 던질 음모를 피했고,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맞았다(행 14:19).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이기 때문에(행 16:1), 그는 그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을 것이다.

3:12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 보편적 선언이다. 예외가 없다. 박해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일 수 있다는 역설을 품는다.





성경의 권위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 헬라어 πᾶσα γραφὴ θεόπνευστος(파사 그라페 테오프뉴스토스).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는 신약에서 이 한 곳에만 나온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숨이 깃든”이라는 뜻이다. 영어 inspire(영감)의 어원인 라틴어 inspiro(숨을 불어넣다)로 번역된다.

여기서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범위가 무엇인지도 논쟁적이다. 이 편지가 쓰일 때 신약 정경은 아직 형성 중이었다. “성경”은 주로 구약 성경, 즉 유대교 경전을 가리켰을 것이다. 신약 저자들이 쓴 문서들이 점차 “성경”의 지위를 얻어가는 과정의 초기 단계다.

3:16-17은 성경의 목적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교훈(teaching), 책망(reproof), 바르게 함(correction), 의로 교육(training in righteousness). 그 최종 목적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교의(敎義)의 자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목적지는 행동(“모든 선한 일”)이다.




디모데후서 4장 — 선한 싸움


마지막 당부

1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4:1-5 — 디모데후서의 절정이자 목회서신 전체의 결론적 당부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엄숙한 증인 언급으로 시작한다. 재판의 언어다.

4:3-4 “귀가 가려워서” — 헬라어 κνηθόμενοι(크네토메노이), 간지러워서 긁고 싶어하는 상태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교사를 선택하는 태도다. “스승을 많이 두고”가 더욱 생생하다. 한 명의 바른 교사보다 많은 즐거운 교사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2000년 전 관찰이 현재에도 유효하다.





나는 이미 부어지고 있다

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4: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고” — 헬라어 σπένδομαι(스펜도마이). 제사 의식에서 신에게 바치는 포도주를 천천히 쏟아붓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제사 의식에 비유한다.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빌립보서 2:17에서도 같은 이미지를 썼다.

4:7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세 완료 동사가 연속된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사실들이다. 이것은 바울 서신에서 가장 유명한 자기 진술이다. 세 가지가 합쳐져 삶의 완결을 말한다. 싸움(군사), 달려갈 길(경주), 믿음(신뢰) — 앞서 2장에서 사용한 비유들의 최종 적용이다.

4:8 “의의 면류관” — στέφανος(스테파노스), 경기 우승자의 월계관이다. 재판장이 수여한다. 심판 이미지와 시상 이미지가 합쳐진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 이 선언이 편지의 사적 성격을 보편으로 확장한다. 바울의 마지막 말이 자신의 상이 아니라 모든 이의 상을 향한다.





홀로 남은 자

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Thessalonica)로 갔고, 그레스게(Crescens)는 갈라디아(Galatia · ㉸ 갈라시아)로, 디도(Titus · ㉸ 티토)는 달마디아(Dalmatia · ㉸ 달마티아)로 갔고,

11 누가(Luke · ㉸ 루카)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Mark · ㉸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Tychicus · ㉸ 티키코)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Troas)의 가보(Carpus)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Alexander)가 나를 심히 해하였으매,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극력히 대항하였느니라.

4:9-15 —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읽힐 때 이 단락의 무게가 달라진다. 구체적인 이름들이 줄지어 나온다. 데마는 떠났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파송되었다. 누가만 남아 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그리고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

4:13 “겉옷… 그리고 책들, 특히 양피지에 쓴 것” — 고령의 죄수 바울이 감옥에서도 책을 읽고 있었다는 구체적 장면이다. “양피지에 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구약 두루마리, 메모, 법적 서류 등 다양하게 추정된다. 이 짧은 요청이 인간 바울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4:10 데마 — 빌레몬서 24절과 골로새서 4:14에서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되었던 인물이다.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어떤 배경인지 알 수 없지만, 배신의 기록으로 남는다. 이름이 쓰인다는 것은 오래 기억된다는 의미다.

4:11 마가 — 사도행전 15:36-41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갈라섰다. 마가가 이전 여행에서 중도 이탈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관계의 회복이 기록된다. 바나바와의 갈등으로 시작된 마가의 이야기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에서 화해로 마무리된다.





주께서 건져내시리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4:16-17 — 법정 장면이다. 바울이 첫 번째 심문을 받을 때 아무도 곁에 없었다. 모두 떠났다. 그러나 주께서 곁에 서셨다.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역설의 상황이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시편 22:21의 인용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용한 바로 그 시편이다. 바울은 예수의 고독과 구원의 경험을 자신의 것으로 읽는다.





끝인사

19 브리스가(Prisca · ㉸ 프리스카)와 아굴라(Aquila · ㉸ 아퀼라)와 오네시보로(Onesiphorus)의 집에 문안하라.

20 에라스도(Erastus · ㉸ 에라스토)는 고린도(Corinth · ㉸ 코린토)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Trophimus · ㉸ 트로피모)는 내가 밀레도(Miletus · ㉸ 밀레토)에 병든 채로 두었노라.

21 너는 겨울 전에 오려고 힘쓰라. 으불로(Eubulus)와 부데(Pudens)와 리노(Linus)와 글라우디아(Claudia)와 모든 형제들이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22 주께서 네 마음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4:19-22 — 마지막 인사에 이름들이 나열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 로마서 16:3에서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드로비모를 밀레도에 병든 채로 두었다는 표현은 치유의 은사를 전부 자신이 통제하지 못했음을 바울이 솔직히 밝히는 것이다.

“겨울 전에 오려고 힘쓰라” — 겨울에는 지중해 항해가 불가능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와야 봄까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요청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 있다. 신학이 아니라 시간표다. 이것이 인간의 편지다.

리노(Linus) — 전통적으로 베드로 이후 로마 주교(교황)의 자리를 이은 첫 번째 인물로 여겨진다. 만약 이 편지가 로마에서 쓰였다면, 이 이름 하나가 초기 기독교 역사의 연결 고리가 된다.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두 절이 이 편지 전체를 감싼다. 개인(“네 마음”)과 공동체(“너희”)가 동시에 은혜의 대상이다. 바울은 홀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공동체를 향한 마음으로 끝을 맺는다.


[image: 디도서 표지]








디도서

그레데에 남긴 후계자에게 — 장로와 자기 절제.




디도서 조망

디도서는 그레데(크레타) 섬 교회를 맡은 디도에게. 장로의 자격, 거짓 가르침, 노예와 시민의 윤리. 2:11-14 그리스도 강림의 두 번 — 첫 번째와 영광스러운 재림.


전체 · 디도서 (1~3장)

그레데의 목회




디도서 1장 — 장로의 자격과 그레데인


인사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하노니,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Titus · ㉸ 티토)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도는 이방인 출신의 바울 동역자였다. 갈라디아서 2:1-3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데려갔고, 할례 압박에도 강요받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자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 디도서는 그가 그레데(Crete · ㉸ 크레타)에서 사역 중일 때 받은 편지다.

1:1-3 — 인사말이 매우 길고 신학적이다. 디모데전서·후서와 비교해도 더 웅장하다. 믿음-진리-영생이라는 삼중 기둥이 소개된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과 “자기 때에 나타내셨다”는 영원과 역사의 대비가 인사말 안에 이미 들어 있다.





장로의 자격

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1:5-9 — 디모데전서 3장의 감독·집사 자격과 유사하다. 차이는 이것이 그레데 섬의 새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 공동체 구조화의 사명이 디도에게 주어졌다.

1:7 “하나님의 청지기” — 감독의 역할을 “청지기”(οἰκονόμος, 오이코노모스, 집안 관리인)로 표현한다. 집의 재산과 종들을 관리하는 신뢰받은 종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감독은 그 집의 관리인이다. 권한이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다.

1:9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 장로의 역할이 가르침뿐 아니라 오류 교정을 포함한다. 이것이 10-16절의 이단 논의로 이어진다.





그레데인과 거짓 선생들

10 복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12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니라.

1:12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 이 구절이 인용하는 “선지자”는 기원전 6세기 그레데 철학자·시인 에피메니데스(Epimenides)로 추정된다. 철학사에서 유명한 “거짓말쟁이 역설(liar’s paradox)”과 연관된 인물이다. 그레데인이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가 아닌가 하는 논리학적 역설이다. 디도서 저자는 이 역설을 눈치채지 못한 채로 인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항상(ἀεί, 아에이)”이 핵심이다. 거짓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전면적 민족 비하다. 이 구절이 신약의 일부가 된 것은 후대에 민족적 편견을 성서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텍스트다. 동시에 바울이 그 섬의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나 다른 도시 출신 기독교인이 그레데 교회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드러낸다.

1: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 금욕주의적 이단에 대한 반론이다. 디모데전서 4:3-5과 같은 방향이다. 외적 순결 규정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의 상태가 정결의 기준이다. 마가복음 7:15의 예수 말씀을 반향한다.

1:16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 이것이 1장의 결론 진단이다. 신앙 고백과 삶의 분리.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다(딤후 3:5).




디도서 2장 — 각 연령과 노예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3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고,

4 그리하여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2:1-5 — 바른 교훈의 구체적 내용이 세대별로 제시된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그리고 그들이 가르칠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6절), 종들(9절). 이 구조는 헬라-로마 가정 훈령의 형식을 이어받는다.

2:3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 헬라어 καλοδιδασκάλους(칼로디다스칼루스). 신약에서 이 합성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곳이다. 늙은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갖는다. 디모데전서 2:12에서 여성이 가르치는 것이 제한된 것과의 관계가 논쟁적이다. 맥락의 차이(여성이 여성을 가르치는 것)로 설명되기도 한다.

2:5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 윤리 규범의 동기가 명시된다. 복음이 이방 사회에서 비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적 동기다. 당시 기독교가 가정 질서를 파괴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응하는 태도다. 그러나 이 논리는 문화적 순응이 복음 선포보다 우선될 위험도 있다.





젊은 남자와 디도

6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7 너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8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되 우리에 대하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

9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 훔치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2:9-10 — 노예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다. 이 단락은 현대 독자에게 불편하다. 19세기 미국 노예제 폐지 논쟁에서 노예 소유자들이 이 구절들을 사용했다. 그러나 맥락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 동기다. 신앙의 외부 증인을 의식한 행동 규범이다.

목회서신이 노예 해방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회 변혁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당시 기독교의 현실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 동시에 갈라디아서 3:28의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는 선언이 같은 바울 전통 안에 공존한다는 긴장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2:11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 구원이 특정 집단이 아니라 보편적 대상이다. 2:5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과 연결하면, 교회의 삶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임을 다시 강조한다.

2:13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 이 절의 헬라어 구문이 주목된다.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투 메갈루 테우 카이 소테로스 헤몬 예수 크리스투). “위대한 하나님이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읽힐 경우, 예수를 명시적으로 “하나님”으로 호칭한 드문 신약 구절이 된다. 요한복음 20:28, 로마서 9:5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직접 언급한 신약의 소수 본문 중 하나다. 그레쿠스-불루스 규칙(Granville Sharp rule, 1798)에 따라 이 구문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호칭한다는 언어학적 주장이 있다.

2:12-14 — 은혜의 가르침 내용이 제시된다. 버림(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세상 정욕), 신중·의로움·경건(현재의 삶), 기다림(재림)의 삼중 구조다. 과거의 나타나심(성육신)과 미래의 나타나심(재림) 사이에서 현재를 어떻게 살지가 이 단락의 핵심이다.




디도서 3장 — 시민과 온유


권세에 순종하라

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생각나게 하라.

3:1-2 — 시민 질서에 대한 태도다. 로마서 13:1-7, 디모데전서 2:1-2와 같은 방향이다. 국가 권력에 대한 기독교의 기본 자세로 순종과 참여를 제시한다.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가 수동적 순응 이상을 요청한다. 공공선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3:2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 πρᾳΰτης(프라위테스), 온유함. 이 단어가 기독인의 대사회적 덕목으로 제시된다. 신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복음의 증거다.





우리도 전에는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 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말이 미쁘도다. 내가 이것에 관하여 네가 확실하게 말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3:3-7 — 신약에서 가장 압축적인 구원의 서술 중 하나다. 구조가 명확하다. 우리의 전에(3절) vs 하나님의 행동(4-7절).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구원의 근거다.

3:3 “우리도 전에는” — 이 단어가 중요하다. 불신자들에게 온유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도 전에는 그랬다”는 자기 인식이다. 심판이 아니라 연대의 근거다. 변화는 내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일어났다. 따라서 변화 전에 있는 이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

3:5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 세례와 성령을 연결하는 표현이다. “중생의 씻음”(λουτροῦ παλιγγενεσίας, 루트루 팔링게네시아스)은 세례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요한복음 3:5(“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과 공명한다. 성령이 세례를 통해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다.

3:7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의롭다 하심(칭의) → 영생의 소망 → 상속자. 로마서 8:17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와 같은 방향이다. 구원은 법적 선언에서 끝나지 않고 유업의 관계로 이어진다.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를 받은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3:9-11 — 이단 대응 지침이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마태복음 18:15-17의 공동체 훈련 절차와 유사한 구조다. 무한한 논쟁이 아니라 일정 시도 후의 분리다. 이단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정죄를 받은 자”라는 점이 강조된다. 분리는 배제가 아니라 현실 인식이다.





끝인사

12 내가 아데마(Artemas)나 두기고(Tychicus)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Nicopolis · ㉸ 니코폴리스)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13 율법사 세나(Zenas)와 아볼로(Apollos · ㉸ 아폴로)를 부지런히 전송하여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1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선한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15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3:12 니고볼리 — “승리의 도시”라는 뜻으로 에피루스(현대 그리스 서부 아르타 인근)에 있는 도시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악티움 해전(기원전 31년) 승리를 기념해 건설했다. 바울이 거기서 겨울을 보내려 했다는 기록이다.

3:13 아볼로 —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베드로와 함께 그를 추종하는 파벌이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전 1:12). 사도행전 18:24-28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탁월한 성경 교사로 소개된다. 디도서 끝에서 그와 세나를 돌보라는 지시는 이들이 그레데를 통과하는 여정 중임을 시사한다.

3:14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에 있어서 선한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 추상적 선이 아니라 구체적 필요 공급이다. 여행 중인 사역자를 지원하는 것이 “선한 일”의 실례로 제시된다.

디도서는 세 장에 걸쳐 지도자 자격(1장), 세대별 삶의 방식(2장), 사회적 덕목과 은혜의 신학(3장)을 다룬다. 1장이 내부 구조의 바름을 논했다면, 2-3장은 그 구조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다룬다. 교회의 안과 밖을 함께 보는 편지다.


[image: 빌레몬서 표지]








빌레몬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며 — 가장 짧은 바울서신.




빌레몬서 조망

빌레몬서는 25절짜리 한 장.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부탁. 신약 안의 노예제 신학의 핵심 텍스트.


전체 · 빌레몬서 (1~1장)

한 장의 부탁




빌레몬서 1장 —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인사

1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Philemon · ㉸ 필레몬)과,

2 자매 압비아(Apphia)와 우리와 함께 군사 된 아킵보(Archippus · ㉸ 아르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빌레몬서는 신약에서 가장 짧은 편지다. 25절. 그러나 담겨 있는 것은 가볍지 않다.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관계를 법적 관계에서 형제 관계로 전환하도록 요청하는 편지다.

빌레몬은 골로새(Colossae · ㉸ 콜로사이) 교인으로 추정된다(골 4:9 오네시모 언급). 그의 집에 교회가 모였다. 부유한 신자였으며 바울의 동역자였다.

편지의 수신자가 특이하다.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면서 압비아·아킵보·집 교회 전체를 함께 언급한다. 사적인 요청을 공동체 앞에서 한다. 빌레몬이 혼자 결정하기 어렵도록 공개적 맥락을 만드는 것이다.





감사와 칭찬

4 내가 기도할 때에 너를 생각하며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 이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를 향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6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기를 원하노라.

7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4-7절은 빌레몬을 칭찬하는 서두다. 바울은 본론에 앞서 상대방의 덕을 충분히 인정한다. 이 구조는 고대 설득 수사학(rhetoric)의 전형적 기법이다. 상대방이 자신이 칭찬받은 대로 행동하도록 자아상을 먼저 세워준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 빌레몬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관대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전제한다. 바울이 요청할 내용이 그가 이미 해왔던 것의 연장이라는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

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마땅히 할 일을 담대히 명할 수 있으나,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Onesimus)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3 그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의 매임 속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되게 하려 함이라.

10절 — 오네시모(Onesimos). 이 이름은 헬라어로 “유익한 자”라는 뜻이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한다.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ἄχρηστον, 아크레스톤)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εὔχρηστον, 에우크레스톤).” ’유익함(χρηστός, 크레스토스)’과 ’그리스도(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의 발음이 당시 유사했다. 이름 오네시모스가 가진 의미대로 이제 진정으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중의적 표현이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다. 도망쳤다. 어떤 경위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바울이 있는 감옥 근처에서 체포되었다는 추정,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추정 등이 있다. 바울이 그를 기독교 신앙으로 인도했다(“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제 오네시모는 개종한 신자이며 바울의 “심복”이다.

8-14절 — 바울의 설득 전략이 드러난다. 그는 명령할 수 있다(8절). 그러나 명령하지 않는다(8-9절). 사랑으로 간구한다. 그리고 자신이 오네시모를 붙잡아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13-14절). 이 연쇄는 빌레몬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여지를 준다. 그러나 그 여지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15 그가 잠시 떠난 것이 어쩌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보다 낫게 곧 사랑받는 형제처럼 할 것이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네게랴.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거든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이 외에 네 자신 곧 너를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20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21 나는 네가 순종할 줄을 확신하므로 이것을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노라.

15절 “잠시 떠난 것이 어쩌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 바울이 오네시모의 도주를 섭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우연이 목적이 된다. 노예가 도망쳤다는 것을 법적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 사건으로 읽는 것이다.

16절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보다 낫게 곧 사랑받는 형제처럼” — 이것이 편지 전체의 핵심이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해방하라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종보다 낫게,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고 한다. 형제는 노예가 아니다. 이 요청이 실현된다면, 오네시모는 법적으로는 종일 수 있지만 관계적으로는 이미 종이 아니다.

이 구절이 19세기 미국 노예제 폐지 논쟁에서 양측에 모두 인용된 것은 역사적 아이러니다. 노예 소유자들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냈다는 것을 사용했다. 폐지론자들은 “형제처럼”이라는 표현이 노예제 자체를 부정한다고 주장했다. 빌레몬서는 노예제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가장 복잡한 성경적 핵심 본문으로 남는다.

18-19절 “내 앞으로 계산하라” —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보증서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가 법적 효력을 강화한다. 이것은 중세의 채무 대리인(surety) 관행과 같다. 그리고 19절 후반이 비틀린다. “네 자신 곧 너를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의 영적 빚이 이미 더 크다는 암시다.

21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 해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빌레몬이 스스로 해방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한다. 명령하지 않으면서 명령보다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는 수사의 절정이다.





방문 예고와 인사

22 오직 나를 위하여 숙소도 준비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Epaphras · ㉸ 에파프라스)와,

24 나의 동역자들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22절 “숙소도 준비하라” — 바울이 석방될 것을 기대한다. 또는 빌레몬에게 자신이 직접 올 것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바울이 직접 확인하러 온다는 함의가 있다. 부드러운 편지의 마지막에 위치한 조용한 압박이다.

23절 에바브라 — 골로새서 1:7에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인물로 언급된다.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의 연결 고리다.

24절 마가·아리스다고·데마·누가 — 이 이름들이 골로새서 4:10-14에도 나온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같은 시기, 같은 상황에서 쓰였다는 증거다. 데마는 여기서 동역자로 등장하지만, 디모데후서 4:10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자로 나온다. 같은 인물의 다른 시점이다.

빌레몬서는 25절에 불과하지만 신학적으로 풍부하다. 노예제, 용서, 중재, 섭리, 형제 관계, 복음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가 — 이 모든 주제가 개인 편지 안에 압축되어 있다. 신약 정경에 포함된 이유가 있다. 작은 편지가 큰 질문들을 안고 있다.

오네시모 이후의 이야기는 알 수 없다. 2세기 안디옥 주교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약 35-108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네시모”라는 주교를 언급한다.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같은 사람이라면, 도망친 노예가 주교가 된 것이다.


[image: 히브리서 표지]








히브리서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천사보다, 제사장보다 — 절대 비교의 책.




히브리서 조망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바울·바나바·아볼로·브리스길라 등 학설).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 멜기세덱 제사장직, 새 언약, 11장 믿음의 영웅들이 정점.


1부 · 그리스도의 우월성 (1~7장)

천사·모세·제사장



2부 · 새 언약과 믿음 (8~13장)

단번 제사·믿음의 사람들·인내




히브리서 1장 —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1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2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 세상을 만드셨다.

3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는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가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1-3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압축적인 그리스도론 서두로 꼽힌다. 헬라어 원문은 세밀한 두운(頭韻)과 음악적 리듬을 갖추고 있다. 저자가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헬라어 수사학을 훈련받은 인물임을 드러내는 첫 단서다.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폴뤼메로스 카이 폴뤼트로포스)”는 헬라어 원문에서 첫 두 단어인데, 시작부터 리듬감 있는 두운으로 펼쳐진다.

“마지막 날에” — 히브리서의 종말론적 감각. 저자는 예언의 시대가 닫히고 아들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언한다. 예언자들의 음성은 낮아지고, 아들의 음성이 전면에 나선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

4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만큼, 천사들보다 그만큼 더 높은 자리를 얻으셨다.

5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시편 2:7과 사무엘하 7:14를 인용했다. 두 구절 모두 왕의 즉위와 관련한 본래 맥락을 가지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아들의 높아지심으로 읽는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부활·승천으로 해석하는 것이 초대 교회의 방식이었다(사도행전 13:33 참조).

6 또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7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들로, 자신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8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圭)는 공평한 규입니다.

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6-7 인용. 이스라엘 왕의 혼례 찬가였던 이 시편이 여기서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선언이 된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 인간 왕에게 쓰이던 높임 언어가 아들에게 직접 적용된다. 저자는 왕을 뛰어넘는 왕을 가리키고 있다.

10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이 만드신 것이로소이다.

11 그것들은 사라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겠으나,

12 주께서 그것들을 두루마리처럼 말아 버리시리니, 옷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02:25-27 인용. 창조된 세계와 창조주를 나란히 놓는다. 하늘과 땅은 옷처럼 낡아 바뀌지만, 아들은 변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3:8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 의 기초가 여기 놓인다.





섬기는 영

13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놓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시편 110:1. 이 짧은 구절은 히브리서에서 핵심 텍스트다. 저자는 “내 오른편에”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아들의 위치를 각인시킨다. 시편 110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본문 중 하나다.

14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이 아닌가?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이들이다.

히브리서 전체의 논지가 이 한 절에 압축된다. 천사들은 아무리 탁월해도 “섬기는 영”이다. 아들은 섬김을 받는다. 독자들이 압박 속에 회당으로 돌아가려 할 때, 저자는 먼저 이 위계를 세운다. 천사 숭배나 율법의 중재자로서의 천사를 높이는 유대교적 경향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다음 장 —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다. 아들은 천사보다 높으나,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 그 이유가 밝혀진다.




히브리서 2장 —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1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혹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2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확실하여서, 그것을 어기거나 무시한 자는 다 마땅한 보응을 받았다.

3 그렇다면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우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에 의해 선포되었고, 직접 들은 이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었다.

4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적들과 다양한 이적들로,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선물들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2:1-4은 히브리서의 첫 번째 경고 단락이다. 저자는 논증과 경고를 번갈아 가며 전개한다. 이 경고는 구원의 상실을 논하는 것인지, 상속의 박탈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갈린다. 그러나 저자의 목소리는 분명히 긴박하다 — “흘러 떠내려가다(파라뤼오멘)”는 배가 항구를 놓치고 표류하는 이미지다.





잠시 낮아지신 이유

5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가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다.

6 오히려 어떤 이가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기억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7 주께서 그를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8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다면,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편 8:4-6 인용. 원래는 창조 세계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노래한 시편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예수에게 적용한다.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 성육신과 고난의 시기를 가리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 아직 실현 중인 통치권. 저자는 지금 당장 보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 사이의 간격을 직시한다.

9 다만 우리는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던 예수를 본다.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다.





많은 형제들 중 맏아들

10 만물이 그를 위해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는 분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신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11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받는 이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12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3 또,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그리고,

“보라,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여기 있다.”

시편 22:22와 이사야 8:17-18 인용. 예수가 인간과 함께 고난받는 형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제시된다. 히브리서의 역설이 여기 드러난다 — 아들이 천사보다 높다고 선언하다가, 이제 그가 인간 형제들 사이에 섰다고 말한다. 높아짐과 낮아짐이 함께 있다.

14 그러므로 아이들이 혈과 육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그도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함께 취하셨다. 이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15 또한 평생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종살이하던 모든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

16 그가 천사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신다.

17 그러므로 그는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아져야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18 그 자신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이들을 도우실 수 있다.

2장의 결론이자 히브리서 전체 논지의 전환점. “대제사장” —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1장에서는 아들이 천사보다 높다는 것을 논했다. 2장에서는 그 아들이 왜 인간이 되었는지를 밝힌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 완성된 대제사장직. 자신이 겪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중보할 수는 없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도우실 수 있다는 논리는, 히브리서 대제사장 신학의 핵심이다.



다음 장 — 새로운 비교가 시작된다. 아들과 천사를 비교했다면, 이제는 아들과 모세를 비교한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중보자, 그 위에 서신 분.




히브리서 3장 — 모세의 집보다 큰


신실한 대제사장

1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 예수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에서 여기가 유일하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파송된 분이라는 의미로, 대제사장이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대비된다. 예수는 두 방향 모두를 담당한다 —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사도이자,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 한 단어로 히브리서 전체 그리스도론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다.

2 그는 자신을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셨다. 모세(Moses)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던 것처럼.

3 그러나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큰 영예를 받듯이.

4 집은 반드시 누군가가 짓는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5 모세는 하인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 앞으로 말해질 것들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6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리신다. 우리가 용기와 소망의 자랑을 굳게 붙든다면, 우리가 바로 그 집이다.

모세와 예수의 비교. 두 사람 모두 “신실하다”는 동일한 언어로 묘사된다. 그러나 비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모세는 집 안의 “하인”(섬기는 자)이고, 예수는 집을 맡은 “아들”이다. 집을 지은 자와 집 안의 구성원은 서로 다른 차원에 있다. 집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다 — 저자는 이 논리를 통해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 명시하지 않고 암시한다.

“우리가 바로 그 집이다” — 히브리서의 공동체 이해가 드러나는 구절이다.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한다. 독자들이 회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집을 떠나는 것이다. “용기와 소망의 자랑을 굳게 붙든다면” — 이 조건절이 핵심이다. 집으로 있는 것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믿음과 소망을 붙드는 능동적 선택으로 유지된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7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의 시험의 날, 반역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8 거기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단련하였다. 사십 년 동안 내 행위들을 보았음에도.

9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에게 분노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나의 길을 알지 못한다.

10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였다 —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7-11 인용. 히브리서 저자가 이 시편을 성령의 말씀으로 소개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독자들에게 살아 말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오늘” — 시편이 쓰인 때도, 히브리서가 쓰인 때도, 지금 읽는 독자의 때도, 이 “오늘”은 살아 있다.

11 형제들이여, 조심하라. 어떤 사람에게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생겨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12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날 동안 날마다 서로 격려하라. 너희 중 누구도 죄의 속임에 의해 완고해지지 않도록.

13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된다.

14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의 날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15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누구였느냐?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이들이 아니냐?

16 그런데 사십 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에게 분노하셨느냐? 죄를 지은 자들, 광야에서 시체가 된 자들 아니냐?

17 그리고 그가 그들은 자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한 것은, 불순종한 자들에 대해서가 아니냐?

18 우리는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광야 세대의 이야기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거울이다. 그들은 이미 이집트(세상)를 떠났다. 그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광야 세대가 기적을 보고도 불신앙으로 쓰러진 것처럼,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 압박 앞에 돌아서면 — 같은 길로 갈 수 있다. 경고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다.

시편 95편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독법은 독특하다. 다윗이 쓴 시편이, 광야 세대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오늘”이라는 현재 시제로 경고를 발한다. 저자는 이 “오늘”이 성경이 열리는 모든 순간마다 살아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 시대에 묶여 있지 않다. 광야 세대에게 경고한 말씀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읽는 자들에게도 같은 힘으로 들려온다.

“사십 년 동안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다. 열두 정탐꾼 중 열 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 보고를 한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사십 년이 걸렸다. 구원에서 가나안 입성까지의 거리가 사십 년이었던 것이 아니다. 불신앙이 그 거리를 사십 년으로 만들었다.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들이 이미 받은 것을 불신앙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3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를 제시하면서도, 모세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신실했다”는 동일한 언어가 두 사람 모두에게 쓰인다. 모세의 위대함은 부정되지 않고, 다만 그보다 더 큰 분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들에게 모세는 최고의 권위였다. 저자는 그 권위를 파괴하지 않고 그 권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불신앙의 뿌리

12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날 동안 날마다 서로 격려하라. 너희 중 누구도 죄의 속임에 의해 완고해지지 않도록.

13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이 된다.

공동체의 역할이 여기서 강조된다. “날마다 서로 격려하라” — 믿음의 유지는 개인의 의지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상호 격려로 이루어진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공동체 모임을 떠나려 하는 것은(10:25) 단순히 예배 참석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생존 체계에서 이탈하는 것이었다. “죄의 속임” —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다. 불신앙으로 이끄는 사고의 왜곡이다. 그 속임은 혼자서 맞서기 어렵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 방어선이다.



다음 장 —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여호수아도, 광야 세대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선언이 따른다.




히브리서 4장 — 안식과 살아 있는 말씀


약속은 아직 남아 있다

1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우리 중 누군가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두려워하자.

“하나님의 안식(카타파우시스, κατάπαυσις)” — 이 단어는 창세기 2장의 일곱째 날 안식과 연결된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 아직 열려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여호수아의 안식)이나 주간의 안식일(모세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임을 말한다. 일이 완성된 후의 쉼. 전투가 끝난 후의 평화. 더 이상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에서 손을 내려놓는 것.

2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은 자들에게 유익이 없었던 것은, 듣는 일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세상의 기초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데도.

4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대해 어디선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다.”

5 그런데 또 이 말씀에서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6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먼저 복음이 선포된 자들은 불순종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날을 정하셨다. “오늘”이라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David)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8 만일 여호수아(Joshua)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9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일의 안식이 남아 있다.

10 왜냐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서 안식하신 것처럼, 자신의 일에서도 안식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저자의 성경 해석 방식이 여기 드러난다. 창세기의 안식일(7일째), 시편 95편의 “오늘”, 그리고 독자들이 서 있는 지금 — 이 세 개의 “오늘”이 하나로 겹쳐진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논리가 핵심이다. 만일 그때 완성되었다면, 다윗 시대에 “오늘”이라는 말이 다시 사용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안식은 아직 열려 있다.

“안식일의 안식(삽바티스모스, σαββατισμός)” — 이 단어는 신약에서 여기 한 번만 등장한다. 통상적인 “안식(카타파우시스)”과 다른 단어를 골라 쓴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다. 삽바티스모스는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안식일다운 안식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최종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적 완성 이후의 완전한 쉼과 같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것이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기다리는 유산이 아니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현재의 실재다.

11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누구도 저 불순종의 본보기를 따라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살아 있고 활동적인 말씀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적이다.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가른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

13 창조된 것 중에 그 앞에 숨겨진 것은 없다. 만물이 우리와 거래할 자의 눈에 벌거벗겨져 있고 드러나 있다.

4:12-13은 신약에서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말씀 묘사 중 하나다. “살아 있고 활동적이다” — 단순히 기록된 텍스트가 아니다. 양날 검으로 혼과 영을 가른다 — 히브리어 사고에서 혼과 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에, 이것은 정밀한 해부학보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꿰뚫는다는 뜻이다. “우리와 거래할 자의 눈” — 원문은 ’우리가 결산해야 할 자의 눈’이다. 하나님은 청중인 동시에 심판자다.

4:11에서 “힘쓰자(스푸다소멘, σπουδάσωμεν)”는 긴박하고 열성적인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역설처럼 들린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안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순종을 거슬러 믿음을 유지하는 능동적인 선택이다. 광야 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의 실패는 게으름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내면의 압력에 저항하는 일이다. 힘써야 한다.





긍휼의 보좌 앞으로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니, 우리가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

16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발견하도록.

“긍휼의 보좌”(원문: 은혜의 보좌) — 레위기 16장의 속죄판(카포렛)을 배경에 두고 있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한 번, 두려움으로 접근하던 그 자리 앞에,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이제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연약함을 동정하는 대제사장이 이미 그 보좌 앞에 있다. 4장은 이 반전으로 마친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코리스 하마르티아스, χωρὶς ἁμαρτίας)” — 이 짧은 단서가 중요하다. 예수는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이것이 그의 제사가 효력이 있는 이유다. 연약함은 공유했으나 죄는 공유하지 않으셨다. 인간과 함께 시험의 자리에 서셨으나, 그 시험에서 이기셨다. 그래서 그가 도우실 수 있다 — 실패한 적 없는 자의 공감이 아니라, 이긴 자의 중보다.

4장은 3장의 경고(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를 받아, 여전히 열려 있는 약속으로 전환한다. 이 전환의 핵심 논거가 “여호수아도 그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도 최종 안식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것보다 크다. 땅의 정복으로는 닿을 수 없는 안식.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안식. 그리고 그 안식은 지금 이 “오늘”에도 열려 있다.





담대하게 나아가라

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늘들을 통과하신 위대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으니, 우리가 고백을 굳게 붙들자.

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다만 죄는 없으셨다.

16 그러므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긍휼을 얻고 은혜를 발견하도록.

4장의 마지막 세 절은 3장부터 이어진 경고와 권면의 긴 흐름이 도달하는 목적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오라는 초대. “담대하게(파레시아, παρρησία)” — 이 단어는 자유로운 발언, 숨김없는 솔직함, 두려움 없는 표현을 뜻하는 그리스어 민주주의 용어다. 노예가 아닌 자유 시민이 공적 광장에서 말하는 권리가 파레시아였다. 히브리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신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 시민의 자격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한다.



다음 장 —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이 시작된다. 그리고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이름 하나가 소개된다 — 멜기세덱.




히브리서 5장 — 멜기세덱의 반차


대제사장의 자격

1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도록 임명된다. 죄를 위해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다.

레위기 16장의 욤 키푸르(대속죄일) 예식이 배경에 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 피를 뿌렸다. 그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없었다. 레위 계통이어야 했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으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여야 했다. 히브리서는 이 엄격한 선발 기준을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논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2 그는 무지하고 미혹된 자들을 인내로 대할 수 있다. 자신도 연약함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3 이 연약함 때문에 그는 백성을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한다.

레위 계통 대제사장의 한계가 여기 드러난다. 그는 백성을 위해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 먼저 드려야 한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흠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백성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여주는 설계다. 공감하는 중보자.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열려 있다. 예수의 대제사장직은 이 질문에 다른 방식으로 답한다 — 연약함은 공유하되, 자신을 위한 제사는 필요 없다.

4 이 영예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않는다. 아론(Aaron)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받는다.

“아론처럼” — 출애굽기 28-29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에 임명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되었다. 아론이 스스로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합법적 제사장직의 기준이다. 자칭한 제사장은 인정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한다. 고라의 반란(민수기 16장)이 이 원칙을 어기려 했다가 심판받은 이야기다. 예수도 이 원칙을 따른다 — 그의 대제사장직은 시편 110:4의 하나님 선언으로 시작된다.

5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세우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6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다.

“너는 영원토록 멜기세덱(Melchizedek · ㉸ 멜키체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시편 110:4. 이 구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열쇠 역할을 한다. 저자는 5장에서 처음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7장에서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 한 줄 —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 이 히브리서 대제사장 신학의 기초다. 레위 계통의 아론 제사장직과는 다른, 더 오래된 제사장직의 계보가 있다는 논리다.

“반차(탁시스, τάξις)” — 질서, 서열, 방식을 뜻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멜기세덱의 후계자라는 뜻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대표하는 방식과 질서에 속한다는 뜻이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혈통에 의해 전수된다. 멜기세덱의 방식은 하나님의 직접적 임명에 의해 세워진다. 예수는 레위 계통이 아님에도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근거가 멜기세덱의 선례다.





탄원과 눈물로

7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구와 탄원을 드렸다. 그의 경건함으로 인해 들으심을 받았다.

8 그는 아들이셨지만, 겪으신 고난들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9 온전하게 되신 후에 그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10 하나님께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선포하셨다.

5:7은 게세마네 동산을 배경으로 읽힌다. “강한 부르짖음과 눈물” — 예수의 기도가 지적이고 평온한 것이 아니었음을 히브리서는 숨기지 않는다. “들으심을 받았다” —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인데, 죽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부활)으로 이해된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 신성과 완전함을 가진 아들이 굳이 배워야 했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실제 고통 속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완성하셨다는 뜻이다.

“온전하게 되신 후에(텔레이오테이스, τελειωθείς)” —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7:19). 그런데 예수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 이것은 예수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고난을 받아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자격을 갖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완수하셨다는 것이다. 그 완성된 대제사장직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아직 어리다

11 이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데 둔해졌으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12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너희는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초적인 가르침을 배워야 할 처지다. 젖이 필요한 상태로, 단단한 음식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13 젖을 먹는 사람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들은 연습으로 감각 기관들을 훈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히브리서의 날카로운 꾸짖음. 저자는 멜기세덱 신학이라는 고급 논증을 전개하려 하지만, 먼저 독자들의 영적 정체(停滯)를 직시한다. 이 부분은 자라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한다. “젖”과 “단단한 음식”의 비유는 이후 6장의 경고로 이어진다. 저자는 독자들을 어린아이로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 어렵더라도 함께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아페이로스 로구 디카이오쉬네스, ἄπειρος λόγου δικαιοσύνης)” — “아페이로스”는 경험이 없는, 훈련되지 않은이라는 뜻이다. 지식이 없는 것과 훈련되지 않은 것은 다르다. 들었지만 소화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5:14의 “연습으로 감각 기관들을 훈련하여” — “연습(헥시스, ἕξις)”은 반복된 실천으로 형성된 습관을 뜻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용어다. 영적 성숙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훈련된 분별력이다. 저자는 자신이 전개할 멜기세덱 신학이 바로 그런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미리 경고한다.

5장의 구조는 섬세하다. 1-4절에서 대제사장의 자격을 논하고, 5-10절에서 예수가 그 자격을 어떻게 갖추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런 다음 11-14절에서 갑자기 독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한다. 이 전환은 논리의 단절이 아니다. 멜기세덱 주제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그 어려움의 원인을 독자들에게서 찾는다. 저자는 독자들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앞으로 이끌 준비를 한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꾸짖음의 무게가 달리 읽힌다. 그들은 박해와 사회적 압박 속에 있었다. 회당 공동체로 돌아가면 안전하고, 그리스도 공동체에 남아 있으면 위험했다. 이 상황에서 “아직 어리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 수준의 평가가 아니다. 위기 앞에서 성숙한 반응과 미성숙한 반응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어린아이는 고통을 피한다. 성숙한 자는 더 좋은 것을 위해 고통을 견딘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성숙을 선택하라고 촉구한다.



다음 장 — 기초를 떠나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는 촉구와,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논쟁적인 경고 단락이 이어진다.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6장 —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기초를 떠나

1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떠나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에피 텐 텔레이오테타 페로메다, ἐπὶ τὴν τελειότητα φερώμεθα)” — “페로메다”는 수동태로 “운반되다”, “이끌려 가다”를 뜻하기도 한다.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혹은 함께 이끌려 가자. 저자는 독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5장에서 진단한 영적 유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기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 위에 서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다. “기초를 떠나”는 기초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초에 앉아 있지 말라는 것이다.

2 세례들에 대한 가르침, 손 얹음,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 이런 기초적인 것들을 다시 놓지 않겠다.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가장 어려운 경고

4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들,

5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다가올 세대의 능력들을 맛본 이들,

6 그들이 타락한다면, 다시 회개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논쟁된 단락이다(6:4-6). 세 가지 해석이 주요하게 경쟁한다. (1) 칼빈주의 — 이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표면적 경험만 했을 뿐이다. (2) 알미니우스주의 — 실제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3) 가상적 경고 — 저자가 독자들을 깨우기 위해 가정적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어느 해석이든, 저자의 의도는 분명하다 — 타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는 경고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공개적 배교 행위를 가리킨다. 단순한 죄가 아니라, 철저하고 최종적인 거절이다.

7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경작하는 자들에게 유용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8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은 버림받아 저주에 가깝고 결국 불에 태워진다.





더 좋은 것을 확신한다

9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에 대해서는 구원에 관계된 더 좋은 것들을 확신한다.

10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면서 그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전한 확신에 이르기 위해 끝까지 이 열심을 보이는 것이다.

12 그렇게 해서 게으른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경고 다음에는 위로가 온다. 저자는 독자들을 낭떠러지 끝에 세워두지 않는다. “더 좋은 것들을 확신한다” — 히브리서 저자의 목회적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경고는 낙인이 아니라 부름이다. 게으름에 대한 경고는, 그 게으름이 치명적이 되기 전에 돌아서라는 초대다.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것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로 맹세할 것이 없으셨으므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

14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겠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15 그리고 아브라함은 인내하여 약속을 받았다.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큰 이로 맹세한다. 맹세는 모든 다툼을 종결시키는 보증이다.

17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 뜻이 변할 수 없음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18 이 두 가지 — 약속과 맹세 — 는 변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이것들에서 거짓말하실 수 없다.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으려 피난처로 달려온 이들로서, 이것들을 통해 강한 격려를 받는다.

19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닻이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으로, 휘장 안쪽으로 들어간다.

20 거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들어가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혼의 닻” —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닻은 폭풍 속 선박의 생명줄이었다. 이 은유는 이미 초대 교회의 상징이 되어, 카타콤 미술에도 닻이 등장한다. 소망이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에 고정된 것임을 말한다. 닻줄이 휘장 안쪽으로 뻗어 있다 —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성소 안에, 예수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것이 닻의 다른 쪽 끝이다.

6장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어두운 경고(4-6절)와 가장 밝은 소망(17-20절)이 한 장 안에 공존하는 곳이다. 저자는 독자들을 벼랑 끝에 세워 두지 않는다. 경고 이후 바로 “더 좋은 것들을 확신한다”(9절)고 말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 약속과 맹세, 두 가지 변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걸라고. 저자의 교육 방식이 여기서 드러난다. 두려움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이후에 반드시 소망을 제시한다. 경고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완전한 데로 나아가다

20 거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들어가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6장의 마지막 두 절이 가장 중요하다. “영혼의 닻”이라는 이미지와 “앞서 들어가신” 예수 — 이 두 이미지가 결합되어 있다. 닻줄이 드리워진 방향이 곧 예수가 들어가신 곳이다. 지성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그가 먼저 갔다. 그것이 닻의 안전을 보장한다. 폭풍이 불어도 닻이 고정된 곳이 있는 한, 배는 흘러가지 않는다. 저자는 5장에서 멜기세덱을 처음 언급했다가 독자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잠시 멈췄다. 이제 6장의 끝에서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온다. 7장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



다음 장 —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의 제사장직이 왜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높은지, 마침내 본격적인 설명이 시작된다.




히브리서 7장 —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1 이 멜기세덱(Melchizedek · ㉸ 멜키체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아 복을 빌었다.

2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그의 이름을 먼저 해석하면 의의 왕이요, 다음으로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다.

3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있다.

창세기 14:18-20.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뒤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다. 이 짧은 장면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놀라운 신학을 추출한다. 멜기세덱의 “족보가 없다”는 것은 그가 실제로 부모 없이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그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논거로 삼는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제사장직은 혈통에 의해 결정되었다. 아론의 제사장직도 레위 지파의 혈통이 전제였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기록된 시작도, 기록된 끝도 없다 — 이것이 그의 제사장직이 영원함을 상징하는 근거가 된다.

살렘(Salem) —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으로 전통적으로 이해된다. 시편 76:2도 “살렘”을 시온과 동일시한다.





아브라함보다 큰 자

4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라. 족장 아브라함도 전리품 중 최상품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바쳤다.

5 레위의 자손들 중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에게서, 곧 형제들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는 명령이 있다. 그 형제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6 그런데 레위의 족보에 속하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고, 약속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다.

7 논란의 여지 없이 더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는다.

8 또한 십분의 일을 받는 자들의 경우, 죽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다. 그러나 저기서는 그가 살아 있다고 증언된다.

9 그리고 십분의 일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해 십분의 일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다.

10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했을 때, 그는 아직 자기 조상의 몸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저자의 논증은 정교하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십분의 일을 받는다. 그런데 그 레위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다. 즉 레위도, 아직 존재하기 전이었지만, 조상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멜기세덱에게 복종했다는 논리다. 현대인에게는 낯선 연대적 사고방식이지만, 고대 유대교적 사유에서 조상과 후손은 하나의 연속체로 이해되었다.





다른 제사장직의 필요성

11 레위의 제사장직을 통해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면 — 백성이 그 기초 위에 율법을 받았으니까 —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겠느냐?

12 제사장직이 바뀌면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13 이것들은 다른 지파에 속한 분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을 섬긴 이가 없었다.

14 우리 주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세는 그 지파에 대해 제사장에 관한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출신이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저자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논증의 핵심으로 삼는다 — 예수의 제사장직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제사장직, 더 높은 제사장직이다.





율법이 아닌 능력으로

15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해진다. 멜기세덱을 닮은 다른 제사장이 등장하면,

16 그는 육체의 계명의 율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이 직분을 얻게 된다.

17 이렇게 증언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18 한편으로 앞의 계명이 폐기된다. 그것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이다.

19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이 도입된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20 또한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므로 더욱 그러하다.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21 예수는 그에게 말씀하신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영원토록 제사장이다.”

22 그만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23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많은 수가 있었다.

24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직이 변하지 않는다.

25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 원문 ’판텔레스(παντελής)’는 “완전히”, “영원히”, “끝까지” 모두를 포함한다. 부분적 구원이 아니다. 임시적 구원이 아니다. “항상 살아서 중보하신다” — 레위 제사장의 중보는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 예수의 중보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더 좋은 언약의 핵심이다.





이런 대제사장

26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하고, 흠 없고, 더럽혀지지 않고, 죄인들과 분리되어 있으며, 하늘보다 높아지신 분.

27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단 한 번에 이것을 행하셨다.

28 율법은 연약한 인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 뒤에 있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운다.

7장의 결론.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예수의 대제사장직의 결정적 차이가 드러난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1) 매년 반복하고, (2)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며, (3) 죽는다. 예수는 (1) 단 한 번, (2) 자신만을 드리셨으며, (3) 영원히 살아 계신다. 이 세 가지 차이가 8-10장으로 이어지는 새 언약 신학의 뼈대를 이룬다.



다음 장 — 이제 더 좋은 언약으로 나아간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선언이 온다.




히브리서 8장 — 더 좋은 언약


하늘의 성소

1 우리가 말하는 것들의 핵심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8장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케팔라이온, κεφάλαιον)”을 선언하며 시작한다. 케팔라이온은 ‘머리(케팔레)’에서 온 단어로, ’요점’, ’핵심 사항’을 뜻한다. 7장까지의 논증이 이 한 문장에 집약된다 —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이 있다.” 논문의 결론이 아니라 논문의 출발점이 되는 선언. 저자는 이것을 기정사실로 제시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9-10장에서 전개한다.

2 그는 성소의 사역자이고, 참 장막의 사역자다. 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3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도록 임명된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드릴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4 그가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본보기이며 그림자다. 마치 모세가 장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 “주의하라. 산에서 네게 보여준 본보기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

출애굽기 25:40의 인용. 히브리서가 채택하는 신학적 전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겉보기에 유사하다 —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원형의 그림자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철학적 추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 모세의 성막은 하늘 성소의 모형이었다.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 예수가 들어가셨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참 장막(스케네 알레티네)” — “진짜” 장막이라는 뜻이다. 모세의 성막이 가짜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실재하는 것의 사본이었다는 뜻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분을 통해 독자들에게 가시적인 것을 붙잡으려는 유혹에 맞선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당과 성전 예배로 돌아가려는 것은, 그림자를 실체보다 선호하는 선택이다. 저자는 그들에게 말한다 —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이 더 실재한다.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크레이톤, κρείττων)”이라는 비교급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 더 좋은 소망(7:19), 더 좋은 언약(7:22, 8:6), 더 좋은 약속들(8:6), 더 좋은 제사들(9:23), 더 좋은 소유(10:34), 더 좋은 나라(11:16), 더 좋은 부활(11:35). 저자는 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을 붙들라고 한다.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 손을 여는 것이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탁월한 직분을 얻으셨다. 그것은 더 좋은 약속들에 기초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중보자(메시테스, μεσίτης)” — 중간에 서는 사람. 두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재하거나 계약을 보증하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3:19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모세)의 손으로 베풀어졌다고 한다. 히브리서의 예수는 더 좋은 약속들에 기초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예전 중보자는 두 당사자 중 한쪽이 파기한 언약을 고칠 수 없었다. 새 중보자는 자기 피로 언약을 확증했다.

7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결점이 없었다면, 두 번째를 위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며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보라, 날들이 온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9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고, 나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10 이것이 내가 그 날들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 넣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1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동족에게, 각각 자기 형제에게 가르치며 ’주님을 알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31:31-34의 직접 인용. 신약에서 구약을 가장 길게 직접 인용한 구절이다.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기 직전에 선포한 이 예언은, 옛 언약의 한계를 하나님 스스로 인정하는 선언이기도 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 (1)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다(외면적 준수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 (2) 지식이 중재자 없이 직접 이루어진다, (3)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용서.

예레미야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BC 587년 바빌론 포로 직전,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선포했다. 성전이 아직 서 있고 제사 체계가 작동하던 때였다. 히브리서도 유사한 시점에 쓰였다 — 성전이 아직 서 있고 레위 제사장 제도가 기능하던 AD 60년대. 예레미야가 성전의 시대에 성전 이후를 선포했듯, 히브리서도 성전 시대에 성전의 종말을 선포한다. 두 본문 사이에 약 630년의 간격이 있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낡고 사라져 가는 것”을 직시하고, 같은 내면의 변화를 가리킨다.

13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는 첫 번째 것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다. 낡고 시들어가는 것은 곧 사라진다.

“낡은 것은 곧 사라진다” — 이 말이 쓰인 시점이 중요하다. 히브리서는 AD 60-70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성전이 아직 서 있던 시기다. 그러나 저자는 첫 언약이 사라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성전 파괴(AD 70) 이전에 이미 새 언약이 열렸다는 신학적 주장이다. 역사적 사건이 신학을 선행하지 않았다. 신학이 역사 속에서 미리 읽혔다.





낡고 사라지는 것

13 “새 언약”이라는 말은 이미 8절에서 시작된 예레미야 인용 안에 있다.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새 언약은 인간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다.

“새 언약(카이네 디아테케, καινὴ διαθήκη)” — 예레미야 31:31의 히브리어는 ’베리트 하다샤(בְּרִית חֲדָשָׁה)’다. “하다샤”는 새로운, 더 나은, 갱신된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카이네”를 선택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네오스)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이전과 종류가 다른 새로움을 뜻한다. 포도주에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고 할 때의 “새” 부대가 이 단어다. 옛 언약의 낡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였다.

히브리서 8장은 전체적으로 신학적 전환의 장이다. 7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직의 우위를 논증했다면, 8장은 그 논증의 귀결 — 더 좋은 언약 — 을 선언한다. 그리고 9-10장은 그 언약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제사로 효력을 발했는지를 전개한다. 8장 없이는 9-10장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지성소 입장은 약속(8장)에 기초하고, 그 약속은 제사(9-10장)로 확증된다.





첫 언약의 한계

7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결점이 없었다면, 두 번째를 위한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논리는 단순하지만 날카롭다.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사실 자체가 첫 언약의 결점을 증명한다. 히브리서 저자는 첫 언약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애초에 임시적이었다고 본다. 예레미야가 포로기에 새 언약을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더 완전한 언약을 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첫 언약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있었던 것이다.

“결점(멤프시스, μέμψις)” — 결함, 흠. 첫 언약의 결점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7:12에서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다. 결점은 율법을 따를 수 없는 인간 쪽에 있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선포(31절)는 이것을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신 것으로 읽힌다 —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방식이.



다음 장 — 옛 성막과 그 예배의 세부 사항들이 나열된다. 그런 다음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성취되었는지가 드러난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




히브리서 9장 — 단번에 드린 제사


첫 언약의 예배 규정

1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2 장막이 준비되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다. 이것을 성소라 한다.

3 두 번째 휘장 안쪽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장막이 있었다.

4 거기에는 금 향로와 사방이 금으로 입혀진 언약궤가 있었다.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Aaron)의 싹 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다.

5 그 위에는 속죄판을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이것들에 대해 지금 일일이 말할 수는 없다.

성막의 구조에 대한 이 묘사는 출애굽기 25-27장과 레위기 16장을 배경으로 한다. 지성소 안의 세 유물 —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돌판 — 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공급(만나), 하나님의 선택(아론의 지팡이), 하나님의 율법(돌판)을 상징한다. 그러나 저자의 관심은 이 세부 사항들이 아니라, 이 구조 전체가 가리키는 것에 있다.





해마다 들어가는 지성소

6 이것들이 이렇게 준비된 후에,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가 예배 직무를 수행했다.

7 그러나 두 번째 것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자신과 백성의 의도치 않은 죄를 위해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다.

8 성령은 이것으로 첫 번째 장막이 아직 서 있는 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9 이것은 현 시대에 대한 상징이다. 그것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10 그것들은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다양한 씻음에 관한 것 —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의 규정들에 불과하다.





더 완전한 장막으로

11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해서 —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을 통해.

12 그는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13 만일 염소들과 황소들의 피, 그리고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진 암송아지의 재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거룩함을 준다면,

14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씻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9:13-14는 이 장의 핵심 구조다. 레위기의 제사(동물의 피, 붉은 암송아지의 재)는 육체의 정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 표면적 행위와 내면적 변화 — 이 차이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성령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암시한다. 시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영원한 효과를 갖는 이유다.





언약의 중보자

15 이런 이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첫 번째 언약 하에서 범한 죄들로부터의 구속을 위해 그가 죽으셨으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16 유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17 유언은 죽음으로 확증된다.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다.

18 그러므로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지지 않았다.

저자는 “언약(διαθήκη, 디아테케)”이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동시에 “유언”을 뜻함을 활용한다. 이 언어유희는 히브리어로는 불가능하다 — 이것이 저자가 헬라어에 정통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서다. 유언은 유언자의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발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새 언약을 발효시켰다는 논리다.

19 모세가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뒤, 물과 붉은 털과 우슬초와 함께 그 피를 취해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20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21 그는 마찬가지로 장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물에도 피를 뿌렸다.

22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정결해진다. 피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피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다” — 이 선언은 레위기 17:11의 원칙에서 온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것이 레위기의 전제다. 히브리서는 이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 왜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한다.





단 한 번

23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정결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들로 정결해져야 한다.

24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손으로 만든 성소 — 진짜의 모형 — 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 위해.

25 대제사장이 매년 자신의 것이 아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가 자신을 반복해서 드리시는 것이 아니다.

26 만일 그렇다면 세상의 기초 이후로 그는 반복해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자기 자신의 제사로 죄를 폐하기 위해 시대들의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다.

27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28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한 번 드려지셨다.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에는 죄와 관계없이,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실 것이다.

9장의 결론이자 히브리서 제사 신학의 핵심 주장 — “단 한 번(에파팍스, ἐφάπαξ)”. 레위기 16장의 욤 키푸르는 매년 반복되었다. 반복 자체가 이전 제사의 불완전함을 증명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전했다. “시대들의 끝에” — 저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을 역사의 절정으로 본다.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예비였고, 이후는 그 효과가 적용되는 시간이다.



다음 장 — 이 단 한 번의 제사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 제사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펼쳐진다.




히브리서 10장 — 휘장이 찢어졌다


율법의 그림자

1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을 뿐, 그 실체 자체가 아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드리는 같은 제사들로 거기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면 드리는 일이 멈추었을 것이다. 제사 드리는 자들이 한 번 정결해진 후에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 제사들에서는 죄가 해마다 상기된다.

4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레위기 제사 체계 전체에 대한 히브리서의 판단이다.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함의 증거다. 의사가 환자를 완전히 고쳤다면 다음 해에 같은 치료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속죄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지, 죄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다. 저자는 레위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가 스스로 가리키는 것을 밝힌다.





몸을 준비하셨다

5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고, 내게 몸을 준비해 주셨나이다.

6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나이다.

7 그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처럼 —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시편 40:6-8 인용.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칠십인역(헬라어 구약 번역) 본문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차이가 있다. 마소라 본문은 “내 귀를 뚫어 열어 주셨나이다”인데, 칠십인역은 “몸을 준비해 주셨나이다”로 번역했다. 저자는 칠십인역을 사용하여 육체적 성육신의 언어를 강조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순종하는 몸이다. 예수가 그 몸을 드리셨다.

8 위에서 그는 “제사들과 예물들과 번제들과 속죄제들을 원하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다.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것인데.

9 그런 다음 “보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고 하셨다. 그는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해 첫 번째 것을 폐하신다.

10 이 뜻에 의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단 한 번, 영원히

11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서서 직무를 수행하고,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린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다.

12 그러나 이 분은 죄를 위해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신 후,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13 그 이후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14 그는 단 하나의 제사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15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후,

16 “이것이 내가 그 날들 이후에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 넣겠다.”

17 그런 다음,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18 이것들을 용서하셨으니,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새롭고 살아 있는 길

19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이 있다.

20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휘장을 통해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21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위대한 제사장이 있다.

22 그러므로 진실한 마음과 완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악한 양심에서 마음이 뿌려져 정결해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겨진 사람들로서.

23 소망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들자.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24 서로를 살펴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자.

25 어떤 이들이 하는 것처럼 모이는 것을 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자.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

10:19-25는 히브리서의 실천 단락이다. 긴 신학적 논증 후에 저자는 세 가지 촉구로 마무리한다 — (1) 가까이 나아가자(22절), (2) 굳게 붙들자(23절), (3) 서로 격려하자(24-25절). “날이 가까워오는 것” — 저자는 독자들이 임박한 종말론적 긴장 속에 살고 있음을 전제한다. 공동체를 버리고 각자 살겠다는 선택은 이 압박 속에서 나왔을 것이다. 저자는 그것을 막는다. 함께 있어야 한다.





무서운 경고

26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을 위한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27 오직 심판에 대한 두려운 기대와, 대적들을 삼킬 맹렬한 불만 있을 뿐이다.

28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 자는 두세 증인 앞에서 긍휼 없이 죽었다.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얼마나 더 엄한 형벌을 받아야 하겠느냐?

30 우리는 “복수는 내 것이다, 내가 갚겠다”고 말씀하신 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고도 하셨다.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처음 날들을 기억하라

32 너희가 빛을 받은 후 처음 날들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는 고난의 큰 싸움에서 굳게 섰다.

33 때로는 욕설과 고난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때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이들의 동반자가 되었다.

34 너희는 갇힌 자들을 함께 고통 받으며 돌보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다. 더 좋고 영속하는 소유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35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에는 큰 보상이 있다.

36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된 것을 받도록.

37 “잠깐 후면, 오실 분이 오시고 지체하지 않으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자들이다.

하박국 2:3-4 인용. 10장은 이 약속으로 마친다. 경고와 촉구의 긴 단락 끝에, 저자는 독자들을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위치시킨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긴 명단이 펼쳐진다.



다음 장 —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불린다. 아벨부터 마카베오 순교자들까지, 히브리서 11장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한 장이다.




히브리서 11장 — 믿음의 영웅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2 옛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증언을 얻었다.

3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것들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히브리서 11:1은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믿음의 정의다. “실상(휘포스타시스, ὑπόστασις)”은 본래 “아래에 서 있는 것”, 즉 기초나 보증을 뜻한다. “증거(엘렝코스, ἔλεγχος)”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가리키는 말이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 바라는 것이 실재함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확증이다. 그리스어의 두 단어 모두 무게 있는 법률·철학 용어다.





창세에서 족장들까지

4 믿음으로 아벨(Abel)은 가인(Cain · ㉸ 카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언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여전히 말한다.

5 믿음으로 에녹(Enoch)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찾을 수가 없었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았다.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7 믿음으로 노아(Noah)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준비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

8 믿음으로 아브라함(Abraham)은 부르심을 받아, 자신이 상속받을 곳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나갔다.

9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 마치 타향에 사는 것처럼, 같은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이삭(Isaac · ㉸ 이사악)과 야곱(Jacob)과 함께 천막에서 살았다.

10 그는 기초가 있는 성,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깊이 다루는 두 신약 본문이다. 로마서 4장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을 다룬다. 히브리서 11장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 아브라함을 제시한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 이 한 구절이 아브라함의 믿음 전체를 요약한다. 목적지가 불분명했고, 이유도 설명받지 못했다. 그런데도 출발했다.

11 믿음으로 사라(Sarah)도 나이가 들어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12 그러므로 죽은 것 같은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13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한 채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자신들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임을 고백했다.

14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고 있음을 드러낸다.

15 그들이 나온 곳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16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곳을, 곧 하늘의 것을 사모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성을 준비하셨다.





모리아의 결박

17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다. 약속들을 받은 자가 자기 독자를 드렸다.

18 그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 “이삭 안에서 네 자손이 불릴 것이다.”

19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삭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를 부활의 모형으로 되돌려 받았다.

창세기 22장의 해석.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되돌려 받은 것이 “부활의 모형”이라고 말한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는 이미 이삭이 드려진 것이었고, 되찾은 것이었다. 이 사건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 읽힌다.

20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대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각각을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기대어 경배하였다.

22 믿음으로 요셉(Joseph)은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자기 뼈에 대해 명하였다.





모세의 믿음

23 믿음으로 모세(Moses)는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석 달 동안 숨겨졌다. 그들은 아기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딸의 아들로 불리기를 거부했다.

25 죄의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선택하여,

26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는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27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을 보는 것처럼 굳게 인내하였다.

28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제정했다. 맏아들들을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29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Red Sea)를 건넜다. 이집트인들이 이것을 시도하다가 삼켜졌다.

모세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는 표현이 쓰인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모세가 예수를 알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전체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학적 독법이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압박 속에 있었음을 기억하면, 이 구절의 목적이 보인다 —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선택의 자리에 있었다.





가나안 정복과 라합

30 믿음으로 여리고(Jericho · ㉸ 예리코)의 성벽들이 이레 동안 돌아다닌 후에 무너졌다.

31 믿음으로 기생 라합(Rahab)은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맞이했으므로 불순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고 야고보서 2:25에서 믿음과 행위의 연결을 보여주는 모범으로 제시된다. 이방 여인, 기생 —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가 믿음의 영웅 명단에 오른다. 히브리서는 이 점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부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

32 또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느냐? 시간이 부족하여 기드온(Gideon), 바락(Barak), 삼손(Samson), 입다(Jephthah),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해 다 말할 수가 없다.

33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의를 실천하고, 약속들을 얻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34 불의 맹렬함을 끄고, 칼의 날을 피하고, 연약함에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서 용사가 되고, 외국 군대들을 물리쳤다.

35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돌려받았다. 또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 하여 석방을 거부하고 고문을 받았다.

36 또 다른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고, 그 외에도 결박과 투옥을 당했다.

37 돌에 맞았고, 시험을 당했고, 톱으로 잘렸고, 칼에 죽었고,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며 궁핍함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38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굴과 땅의 구멍들에서 방황했다.

11:35b-38은 명백히 마카베오 시대의 순교자들을 배경으로 한다. “톱으로 잘렸다” — 유대 전통에서 이사야의 순교 방식으로 전해진다. “고문을 받되 석방을 거부했다” — 주전 2세기 마카베오 시대의 순교자들 이야기다(마카베오하 6-7장).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들도 하나님께는 기억된다.





약속을 받지 못한 채로

39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40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다. 우리 없이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도록.

11장의 마지막 두 절이 전체 명단의 의미를 결산한다. 믿음의 영웅들은 위대했다. 그러나 그들도 기다렸다. 약속을 보았지만 받지는 못했다. 완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왔고, 그 완성에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포함된다. “우리 없이 그들이 온전해지지 않도록” — 히브리서의 독자들, 즉 지금 압박 속에 있는 신자들이,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완성에 필요한 존재라는 선언이다. 포기하면 그 명단의 고리 하나를 끊는 것이다.



다음 장 — 이 모든 증인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이제 우리가 뛸 차례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명령이 온다.




히브리서 12장 — 예수를 바라보자


구름 같이 둘러싼 증인들

1 이러므로 이같이 큰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자.

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자기에게 거역한 죄인들의 그 같은 대적 함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12:1-2는 신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11장 전체가 서론이었다. 그 긴 명단은 이 두 절을 위한 것이었다.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 이 표현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을 연상시킨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은 관중석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11장의 영웅들이 그 자리에 있다. 그들이 응원하고 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 원문 ‘아르케고스 카이 텔레이오테스(ἀρχηγὸς καὶ τελειωτής)’. 아르케고스는 길을 먼저 가는 자, 개척자, 창시자를 뜻한다. 텔레이오테스는 완성하는 자. 예수는 믿음의 경주를 먼저 달리셨고, 또 그 경주를 완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제도도, 규칙도, 철학도 아니라 한 인격이다.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다

4 너희가 죄에 대항하여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5 또 아들들에게 권고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었느냐?

“내 아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잠언 3:11-12 인용.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않았다” — 저자는 독자들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실제로 고난을 받았다(10:32-34). 그러나 순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그 기준으로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라는 것이다. 이 비교는 독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버틸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징계는 사랑이다

7 훈련으로 참아라.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대하시듯 너희를 대하신다. 아버지가 훈련시키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8 만일 너희가 모든 사람이 받는 훈련에서 제외되었다면, 너희는 서자요 친아들이 아닌 것이다.

9 더욱이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들이 있어서 우리를 훈련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공경하였다.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훨씬 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10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깐 우리를 훈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훈련하신다.

11 모든 훈련은 당장에는 기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으로 훈련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화의 평온한 열매를 낳는다.

히브리서 12장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공헌 중 하나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의 돌봄의 증거라는 역전이다. 이 논리는 독자들의 상황에 직접 대응한다 — 그들은 압박을 받고 있었다. “우리 신앙이 틀린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상황이었다. 저자는 그 압박이 오히려 아버지가 함께하심의 증거라고 말한다.





약한 손과 무릎을 세워라

12 그러므로 처진 손과 떨리는 무릎을 세워라.

13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라. 절뚝거리는 것이 탈구되지 않고 오히려 치유되도록.

14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라가라.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15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떤 쓴 뿌리가 싹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16 한 끼 음식을 위해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Esau · ㉸ 에사우)처럼, 음행하거나 세속적인 자가 없도록 하라.

17 그가 나중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했으나 거부당한 것을 너희가 알듯이, 눈물로 간절히 구했어도 마음을 바꿀 기회를 찾지 못했다.

에서의 이야기가 경고의 실례로 등장한다. 에서는 미래의 가치(장자권)를 현재의 필요(배고픔)보다 낮게 여겼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회당으로 돌아가려는 것도 유사한 선택이다 —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더 큰 것을 내어줄 위험. “눈물로 간절히 구했어도” — 후회는 있었지만 회복은 없었다. 이 경고는 잔인하게 보이지만, 저자의 목적은 단 하나 — 그 지점에 도달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개의 산

18 너희는 만질 수 있는 것 — 불이 타오르며, 흑암과 어둠과 폭풍이 있는 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19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이상 말씀이 자기들에게 더해지지 않기를 구한 그 산이 아니다.

20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에 맞아야 한다”는 명령을.

21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Moses)도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하였다.

22 그러나 너희는 시온(Zion · ㉸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Jerusalem)에 이르렀다. 수만의 천사들의 모임,

23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이르렀다.

시내 산과 시온 산의 대조. 시내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다(출애굽기 19-20장). 이스라엘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계가 쳐졌고,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있었다. 시온 산은 하나님의 거처, 새 예루살렘, 하늘의 총회의 자리다. 저자는 독자들이 이미 두 번째 산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이미 서 있는 자리다. 그것을 알고 거기서 살아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25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땅에서 경고하신 분을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다면, 하늘에서 경고하시는 분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면 더욱 그럴 것이다.

26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다시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

27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 곧 만들어진 것들 — 이 제거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 있음을 나타낸다.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므로, 은혜를 받자.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학개 2:6 인용. “다시 한 번”의 흔들림은 창조 세계의 종말론적 갱신을 가리킨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라진다. 남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 이미 받은 나라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현재의 압박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자는 그들이 서 있는 나라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한다. 무너지는 것들은 무너지게 두라. 남는 것에 서라.



다음 장 — 마지막 권면들이 짧고 구체적으로 이어진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결혼, 돈, 지도자에 대한 복종. 그리고 “영문 밖”이라는 마지막 이미지.




히브리서 13장 —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

1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2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것으로 어떤 이들은 모르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3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 마치 너희도 함께 갇힌 것처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너희도 몸 안에 있으므로.

13:2의 “모르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는 창세기 18-19장을 암시한다. 아브라함이 세 나그네를 대접한 이야기,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두 천사를 맞이한 이야기다.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이것은 구체적 실천의 권면이다. 1장에서 천사들이 섬기는 영이라고 했는데, 나그네로 온 이들 중에 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이자 격려다.

4 결혼이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여겨지게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주님은 내 도움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신명기 31:6과 시편 118:6-7의 조합.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마지막 구약 인용 중 두 개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 히브리어 원문은 세 개의 부정어가 겹쳐진다.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겠다”에 해당하는 강조법이다. 헬라어도 두 개의 부정어로 이 강도를 살렸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 독자들은 사람들의 박해가 두려워 돌아가려 했다. 저자는 이 질문으로 그 두려움의 근거를 다시 재보도록 한다.





지도자들을 기억하라

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이들을. 그들의 삶의 마무리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 다양하고 이상한 가르침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을 음식이 아닌 은혜로 강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음식으로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13:8은 히브리서에서, 아니 신약 전체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바로 앞절(7절)에서 죽은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했다. 지도자들은 왔다가 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인간 지도자의 죽음이 남긴 공백을 채우는 선언이다. 그 공백 자리에 이 불변하는 이름이 선다.





영문 밖에서

10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먹을 권한이 없다.

11 속죄제를 위한 동물들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만, 그 몸들은 진영 밖에서 태워진다.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13 그러므로 그를 향해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14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구적인 성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다가올 성을 찾고 있다.

“진영 밖” 혹은 “영문 밖” — 이 이미지는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적 초대다. 레위기 16장에서 속죄제물은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다. 부정한 것, 제거해야 할 것을 짊어졌기 때문에 진영 안에 있을 수 없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에서 죽으셨다. 당시의 규범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부정한 죽음의 방식이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 “밖”으로 나오라고 한다. 안전한 회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서 계신 자리 — 수치와 배제의 자리 — 로 나가라.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라는 표현은 11장에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11:26)는 것과 맞닿아 있다. 히브리서는 이 반복으로 수미쌍관(首尾雙關)의 구조를 이룬다.

“영구적인 성이 없다” —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서 있었다(이 서신이 AD 70년 전에 쓰였다면). 그러나 저자는 이미 그것을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자들의 도성은 “다가올 성”이다. 그 도성은 11:10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린 “기초가 있는 성,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성”이다.





마지막 권면들

15 그러므로 그를 통해 찬양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다.

16 선을 행하고 나눔을 잊지 마라.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7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들을 위해 지켜보는 자들로서 결산을 해야 한다.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신음하며 하지 않도록 하라. 신음하며 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18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며, 모든 일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원한다.

19 내가 더욱 간절히 이것을 부탁하는 것은, 너희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축복

20 평화의 하나님,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분,

21 그가 모든 좋은 것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앞에서 기쁘신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20-21은 신약 전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축복 문장 중 하나로 평가된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 서신 전체의 신학이 이 한 구절에 압축된다. “양들의 큰 목자” —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10장의 언어가 울린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끌어 내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신 것처럼, 죽음이라는 마지막 속박에서 아들을 이끌어 내신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 인사

22 형제들이여, 이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부탁한다.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23 우리의 형제 디모데(Timothy · ㉸ 티모테오)가 석방된 것을 알기 바란다. 그가 속히 온다면, 그와 함께 너희를 볼 것이다.

24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25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탈리아에서 온 이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 이 구절은 수신자가 이탈리아(로마)였는지, 아니면 저자가 이탈리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디모데가 석방되었다” —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동일 인물이라면, 저자와 바울권 사이의 연결을 암시한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서신은 미상의 저자가 보내는 익명의 문서로 남아 있다. 그것이 오히려 이 글이 특정 인물의 신학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읽히게 한다.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주요 학설 — 바울(전통적 견해이나 헬라어 문체가 바울 서신들과 현저히 다름), 바나바(초대 교부 테르툴리아누스), 아볼로(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추정 —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웅변에 뛰어났다고 사도행전 18:24-28이 전한다), 브리스길라(19세기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 — 저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주장), 누가, 클레멘트 등. 2세기의 오리게네스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에 대한 서신이다. 그리고 그 마지막 초대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라”이다. 아이러니이자 복음의 핵심 — 하늘의 영광은 영문 밖 수치의 자리를 통과한다. 서신은 끝나지만, 그 초대는 열려 있다.


[image: 야고보서 표지]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 가장 실제적인 편지.




야고보서 조망

야고보서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의 편지로 전승. 시험·말의 무게·차별·행함·기도.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른 책 — 그러나 오늘날은 가장 실제적인 신약 책 중 하나로 평가.


전체 · 야고보서 (1~5장)

행함·말·기다림




야고보서 1장 — 시험, 말씀, 들음과 행함


인사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James)가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이다(갈 1:19).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재한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주의 형제’가 아니라 ’종’이라 부른다.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는 팔레스타인 밖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편지는 특정 교회가 아닌, 세상 전역에 흩어진 독자들에게 보내진 원형 서신이다.





시험을 기쁨으로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3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4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완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야고보의 ’시험(πειρασμός — 페이라스모스)’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고난을 먼저 가리킨다. 이 단어는 14절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내면의 욕심에서 비롯된 유혹이다. 같은 단어가 두 방향을 동시에 담는다. 고난이 단련의 도구가 된다는 이 사상은 로마서 5:3-4, 베드로전서 1:6-7과 나란히 놓인다.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6 그러나 의심 없이 믿고 구하여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7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8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길에서 불안정하다.





낮은 자와 높은 자

9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여라.

10 그러나 부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1 해가 뜨면 뜨거운 바람을 몰고 와 풀을 시들게 한다. 꽃이 떨어지고 아름다운 모양이 없어진다. 부자도 자기 길을 가다가 그렇게 시들어버린다.

이사야 40:6-8 —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야고보는 이 구절을 직접 빌린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는 역설은 마리아의 노래(눅 1:52)와 같은 흐름이다.





시험의 뿌리

12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시련을 이겨낸 후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다.

13 아무도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14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는다.

15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

야고보가 그리는 죄의 생애는 생물학적 은유다.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 죽음을 낳는다. 세 단계의 연쇄. 원인을 외부(신·운명·타인)에서 찾지 말라는 냉정한 인식론이다.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17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은 모두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아버지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18 그분은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그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빛의 아버지” — 당시 점성술적 세계관에서 하늘의 빛들은 신적 존재였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그 빛들의 아버지로 두면서, 동시에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계절마다 위치를 바꾸는 별과 달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최고신의 불변성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창조주로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부성을 함께 강조한다.





들음과 행함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을 알아라. 모든 사람은 듣기를 빨리 하고, 말하기를 더디 하고, 노하기를 더디 해야 한다.

20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넘쳐나는 악의를 내버리고, 너희 안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22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23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24 보고 나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25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잊지 않는다.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 그 행함으로 복을 받는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 — 율법을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해방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다. 시편 119편의 정신과 닿는다. 야고보에게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기준이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써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26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경건은 이것이다 —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보고, 자기를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것.

야고보는 경건의 정의를 내린다. 예배 의식이나 신조가 아니다. 고아와 과부 — 고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두 계층 — 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다. 다음 장에서 야고보는 회당에서 부자를 우대하는 장면을 직접 비판한다. 경건의 정의가 2장의 논쟁을 준비한다.

다음 장 — 회당의 두 자리. 금반지를 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믿음을 죽이는 일임을 보여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 차별,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2 만약 너희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 서 있으시오” 혹은 “내 발치에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4 너희는 자기들 가운데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그리는 장면은 구체적이다. ’회당(συναγωγή — 쉬나고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여전히 회당이라는 이름과 공간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금반지는 당시 고위 계층의 표식이었다. 원로원 신분은 금반지를 낄 수 있었다. 야고보는 예배 공간에서 일어나는 신분 차별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6 그런데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다. 부자들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7 너희에게 주어진 선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냐?





왕의 율법

8 성경에 따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왕의 율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다.

9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정죄된다.

10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더라도 한 부분에서 실수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다.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간음은 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한다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12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여라.

13 자비를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내려진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자비는 심판을 이긴다” — 야고보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 중 하나다. 히브리어 ’헤세드(חֶסֶד)’의 정신이다. 계약적 충성과 넘치는 사랑이 결합된 그 단어.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자비가 그 심판보다 크다는 선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14 내 형제들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15 형제나 자매 중에 입을 것도 없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 사람이 있을 때,

16 너희 중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18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주어라. 나는 내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다.

19 너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

20 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알고 싶으냐?

야고보의 이 구절들(14-26절)은 루터를 오래 불편하게 했다. 루터는 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 불렀고, 자신의 정경에서 빼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야고보의 ’행함’과 바울의 ’율법 행위’는 다른 개념이다. 바울이 비판한 것은 할례·음식법 같은 민족 정체성의 표식으로서의 행위다.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다. 두 사람은 다른 적수를 상대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라합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Abraham)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22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너는 보느냐?

23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24 너희가 보다시피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25 이와 같이 기생 라합(Rahab)도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26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야고보는 두 증인을 세운다. 아브라함 —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아버지. 라합 — 가나안 여성, 창녀, 이방인. 신앙의 스펙트럼 양 끝에서 각각 한 명씩. 두 사람 모두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다. 야고보의 논증은 배타적이지 않다. 이스라엘 조상과 이방 여성을 나란히 놓으면서 ’행함’이 민족이나 지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 장 — 혀. 배를 조종하는 작은 키. 큰 숲을 태우는 작은 불씨. 야고보는 말의 무게를 가장 직접적인 언어로 말할 것이다.




야고보서 3장 — 혀의 무게


선생이 되지 마라

1 내 형제들아, 너희 중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마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임을 너희가 안다.

2 우리가 모두 여러 면에서 실수한다.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그는 온 몸도 다스릴 수 있다.

3 우리가 말을 듣게 하려고 말의 재갈을 그 입에 물리면, 온 몸을 조종할 수 있다.

4 보라, 배도 그렇게 크고 사나운 바람에 밀리지만, 아주 작은 키로 조종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방향을 잡는다.

5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것들을 자랑한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우느냐.

야고보는 두 개의 항해 비유를 사용한다. 재갈과 키. 두 가지 모두 작은 것이 큰 것을 조종한다는 원리다. 이 비유들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쉽게 공명할 수 있는 이미지였다. 배와 바다와 바람은 일상이었다. 야고보는 추상적인 도덕 훈계 대신 눈앞의 사물로 말한다.





지옥의 불

6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가 우리 지체 중에 있다.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의 불로 태운다.

7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바다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왔다.

8 그러나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9 우리는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한다.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래서는 안 된다.

11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보내겠느냐?

12 내 형제들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를 맺을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짠 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다.

9-12절의 논리는 자연의 일관성에서 온다. 샘은 한 종류의 물만 낸다. 나무는 자기 열매만 맺는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그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다.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다. 야고보는 이것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일종의 괴물적 현상으로 본다.





위에서 오는 지혜

13 너희 중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삶으로 자기 행함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여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17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수하고, 그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으며, 위선이 없다.

18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야고보는 두 종류의 지혜를 대비한다.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낳고, 하늘의 지혜는 일곱 가지 특성을 가진다. 순수함, 화평, 관용, 온순함, 자비와 선한 열매, 편견 없음, 위선 없음. 일곱 가지는 완전함의 숫자다. 이 목록은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와 비교된다. 야고보는 성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다음 장 — 전쟁은 어디서 오는가. 욕심, 세상과의 친구 됨, 교만. 그리고 내일을 계획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




야고보서 4장 — 세상, 교만, 그리고 내일


싸움의 뿌리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나고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안에서 싸우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2 너희는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한다. 얻을 수 없으므로 다투고 싸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없는 것이다.

3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쾌락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공동체 안의 갈등을 분석한다. 뿌리는 욕망(ἡδονή — 헤도네, 쾌락)이다. 영어 ’hedonism’이 이 단어에서 왔다. 욕망이 만족되지 않으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쌓이면 갈등이 된다. 야고보는 이 연쇄를 명확히 본다. “살인”은 문자적 의미일 수도 있고, 마태복음 5:21-22처럼 분노의 격화를 가리킬 수도 있다. 해석이 갈려왔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

4 간음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5 아니면 성경이 헛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모하신다.

6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6절의 인용은 잠언 3:34다. 야고보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5에서 같은 구절을 인용한다. 신약에서 두 번 인용되는 잠언 구절이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긴장을 ’간음’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구약의 전통을 따른다. 호세아, 에스겔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간음으로 묘사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라

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여라.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에게서 도망할 것이다.

8 하나님 가까이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가까이 오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라.

9 슬퍼하고, 애도하고, 울어라. 너희 웃음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우울함으로 바꾸어라.

10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수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12 입법자이면서 재판관이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으신 분.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13 들어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이러이러한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보내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하는 자들아.

14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15 그 대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아서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라고 해야 한다.

16 그런데 너희는 자만하며 으스댄다. 이런 자랑은 모두 악한 것이다.

17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죄다.

13-14절의 상인 묘사는 생생하다. 실제 1세기 지중해 무역 세계의 단면이다. 야고보는 장사 자체를 비판하지 않는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내일을 확신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안개의 비유는 시편 39:5-6, 욥기 7:7과 같은 계열이다. 야고보는 전도서의 허무주의와 닮은 언어를 쓰지만, 목적이 다르다. 허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라는 것이다.

다음 장 — 부자들에게 울라고 명령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농부의 인내를 주고, 병든 자에게는 기름 바름과 기도를 약속한다.




야고보서 5장 — 부자에게 화, 기다림, 그리고 기도


부자들에게

1 들어라, 부자들아, 너희가 받을 고난 때문에 울고 통곡하여라.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3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그 녹이 너희를 고발하는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아두었다.

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떼어먹은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그 외침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

5 너희는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살며 쾌락을 누렸다. 도살당할 날을 위해 마음을 살찌웠다.

6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살인했다. 그는 너희에게 맞서지도 않았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격렬한 구절이다. 구약 선지자들의 언어다. 아모스 4:1-3, 5:11-12, 이사야 5:8-10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은 창세기 4:10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 것과 같은 패턴이다. 정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는다는 신학이다. ’만군의 주님(Κύριος Σαβαώθ — 퀴리오스 사바오트)’은 히브리어 야훼 체바오트의 음역이다. 신약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한다. 구약적 언어의 무게를 그대로 끌고 온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여라. 농부가 어떻게 귀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땅의 소산을 얻는지 보아라.

8 너희도 인내하여라. 마음을 굳건히 하여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

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신다.

10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아라.

11 보라, 인내한 자들을 복되다 한다. 너희가 욥(Job)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그에게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분이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농업 주기를 사용한다. 이른 비(가을)는 씨앗이 발아하도록, 늦은 비(봄)는 수확 직전 곡식을 채우도록 내린다. 농부는 이 두 비를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내가 이 농부의 기다림과 같다. 욥은 인내의 표준이었다. 그러나 성경의 욥은 실제로 말이 많고, 격렬하게 항의하는 인물이다. ’욥의 인내’는 오히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욥의 신실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너희의 예는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여라.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겠다.





기도의 능력

13 너희 중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기도하여라. 기쁜 사람이 있느냐? 찬양하여라.

14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게 하여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것이다.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주님이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가 죄를 범하였더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16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효력을 낸다.

14-15절은 가톨릭 ’병자 성사(종부 성사)’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구절이다. 초기에는 죽음 직전의 성사였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 병든 자 전반을 위한 성사로 확장되었다. 개신교는 이 구절을 병 치유 기도의 권면으로, 가톨릭은 성사의 근거로 읽는다. 기름을 바르는(ἀλείφω — 알레이포) 행위는 당시 의료 행위이기도 했다(눅 10:34). 영적 행위와 의료 행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다.

17 엘리야(Elijah)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18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잃어버린 자를 돌이키는 것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진리에서 떠나 방황할 때, 누군가가 그를 돌이키면,

20 죄인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많은 죄를 덮는다는 것을 알아라.

야고보서는 축도나 인사 없이 끝난다. 이것은 특이한 마무리다. 대부분의 신약 서신은 인사와 은혜의 축원으로 마친다. 야고보서는 마지막 문장까지 행동을 요청한다. 길 잃은 사람을 돌이키는 것 — 이것이 마지막 말이다. 이 끝맺음은 이 서신 전체의 성격을 드러낸다. 야고보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을 원한다. 끝까지.

다음 책 — 베드로전서. 박해 아래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 “살아 있는 소망”으로 시작한다.


[image: 베드로전서 표지]








베드로전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 살아 있는 소망.




베드로전서 조망

베드로전서는 박해받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에게. 살아 있는 소망·산 돌·그리스도의 본·고난의 신학. AD 60년대 네로의 박해 시기 추정.


전체 · 베드로전서 (1~5장)

고난과 소망




베드로전서 1장 — 살아 있는 소망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Peter)는 폰토스(Pontus · ㉸ 폰토)와 갈라디아(Galatia · ㉸ 갈라티아), 갑바도기아(Cappadocia · ㉸ 카파도키아), 아시아(Asia), 비두니아(Bithynia · ㉸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사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지로 나열된 다섯 지역은 모두 현대 터키 영토다. 편지가 전달되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으로 보인다. ’나그네(παρεπίδημος — 파레피데모스)’는 거주 권리 없이 머무는 외국인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였다. 베드로는 이 단어를 신학적으로 사용한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시민권 없이 사는 존재라는 것이다.

2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알고 선택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순종하게 하시려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하노라.





살아 있는 소망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이 자비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살아 있는 소망으로 다시 낳으셨다.

4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다. 하늘에 보관된 유업이다. 너희를 위해.

5 너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으로.

6 이것을 기뻐하여라.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슬퍼해야 하더라도.

7 이 시련들은 불로 시험받는 금보다 더 귀한 너희 믿음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려고.

8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9 믿음의 결과,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서.

베드로전서는 기쁨과 고난을 함께 가진 구절들로 시작한다. 이 편지의 배경은 네로 황제(재위 54-68년) 시대의 박해다.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 네로는 그리스도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했다.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이 박해를 기록했다. 편지를 받는 자들은 실제로 고난을 겪고 있었다. ’살아 있는 소망’이라는 표현이 더욱 무게를 갖는다.





선지자들이 탐구한 구원

10 이 구원에 대해 선지자들이 탐구하고 살펴보았다. 그들은 너희에게 주어질 은혜에 대해 예언했다.

11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그 후의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할 때, 그것이 언제 어떤 시기에 일어날 것인지를 탐구했다.

12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되었다. 이제 그것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졌다. 천사들도 이것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거룩하게 살아라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14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했던 때에 따르던 욕심대로 살지 마라.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라.

16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레위기 11:44-45, 19:2, 20:7에서 반복되는 명령이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여라.” 베드로는 이 레위기의 명령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의식법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핵심 원리 — 하나님을 닮으라는 요청 — 를 유지한다.

17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시간 동안 경외함으로 살아라.

18 너희가 아무 의미 없이 살던 조상의 전통으로부터 구속된 것이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알아라.

20 그분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알려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나타나셨다.

21 너희는 그분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22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에 대한 가식 없는 사랑을 갖게 되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라.

23 너희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 있고 영원히 계신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24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25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24-25절의 인용은 이사야 40:6-8이다. 야고보서 1:10-11에서도 같은 본문이 사용되었다. 두 편지 모두 이 이사야 본문으로 인간의 덧없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대비한다. 베드로는 이것을 복음 그 자체와 연결시킨다. 복음이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라고.

다음 장 — 산 돌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백성. 종의 신분으로 사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 산 돌과 왕 같은 제사장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라

1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려라.

2 갓난아기처럼 순수하고 영적인 젖을 사모하여라. 그것으로 자라 구원에 이르기 위해.

3 주님이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산 돌

4 주님께 나아와라.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택함을 받고 귀한 산 돌이신 그분께.

5 너희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6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보라, 내가 시온에 귀하고 선택된 모퉁잇돌을 놓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7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8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걸려 넘어진다. 이것이 그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베드로는 세 개의 구약 구절을 엮는다. 이사야 28:16(모퉁잇돌), 시편 118:22(버린 돌이 머릿돌이 됨), 이사야 8:14(걸림돌). 예수는 마태복음 21:42에서 시편 118:22를 자신에게 직접 적용했다. 베드로는 그 해석을 이어받아 공동체 전체에 확장한다.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산 돌들이 되어 영적 집을 이룬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분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려 함이다.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은 자들이다.

9절은 출애굽기 19:6을 인용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 근거다. 10절은 호세아서를 배경으로 한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을 고발하며 두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자비 없음)’와 ’로암미(내 백성이 아님)’라 했다. 베드로는 그 이름들이 뒤집혔다고 선언한다.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11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에게 권한다.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멀리하여라.

12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행악자라고 비방할지라도,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13 주님을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여라. 왕이든지 최고의 권위로서,

14 행악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칭찬하려고 왕이 보낸 총독들이든지.

15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16 자유인으로서 살아라. 그러나 자유를 악의 베일로 삼지 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17 모든 사람을 존중하여라. 형제자매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왕을 존중하여라.





종들에게

18 종들아,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여라. 선하고 관용한 자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슬픔을 견디면 이것이 은혜다.

20 죄를 지어서 맞고 견디면 무슨 자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견딘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다.

21 너희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남기셨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속임이 없었다.

23 모욕을 당하셨을 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 고난을 받으셨을 때 위협하지 않으셨다. 다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지시고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를 향해 살게 하시려고. 그의 상처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25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방황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

24절의 “그의 상처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이사야 53:5를 직접 인용한다. 종의 고난이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이 구절은, 베드로가 예수의 수난을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으로 해석했음을 보여준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것을 종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한다. 그들의 고난이 의미 없지 않다는 것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말한다. 그리스도가 이미 그 길을 걸었다.

다음 장 — 부부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 신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




베드로전서 3장 — 결혼, 고난, 그리고 옥의 영들


아내와 남편

1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여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더라도, 말 없이 아내의 행실로 얻게 하려고.

2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써.

3 너희의 단장을 머리카락을 땋거나 금 장식을 붙이거나 옷을 입는 것 같은 외모를 꾸미는 것에 두지 마라.

4 오직 마음속 깊이 간직한, 온유하고 차분한 영으로 된 숨겨진 인격에 두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

5 전에 하나님을 소망한 거룩한 여인들도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며 스스로를 단장했다.

6 사라(Sarah)도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다. 너희도 선을 행하고 어떠한 두려움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의 딸들이다.

7 이와 같이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라. 아내가 더 약한 그릇임을 인정하고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공동 상속자로 존중하여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이 권면은 당시의 가정 질서 코드(Haustafel)를 따르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에서 중요한 이동을 보인다. 당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표준이었다. 그러나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라’는 요구, 두 사람을 ’생명의 은혜의 공동 상속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시 규범을 초과한다.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경고도 특이하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신학이다.





선을 행하며 고난받기

8 마지막으로, 너희 모두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롭고 겸손하여라.

9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모욕으로 모욕을 갚지 마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10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지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로 속임을 말하지 말며,

11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12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다. 그러나 주님의 낯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10-12절은 시편 34:12-16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다. 시편 34편은 다윗(David)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Abimelech)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난 후 쓴 시다. 박해받는 상황에서 나온 시편이다. 베드로는 박해받는 공동체에게 이 시편을 인용한다. 상황이 겹친다.

13 선을 열심히 행한다면 너희를 해칠 자가 누구냐?

14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 해도 복이 있다. 그들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15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물어보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여라.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16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희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지게 될 것이다.

17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옥에 있는 영들

18 그리스도도 한 번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 의인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 너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19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20 그들은 전에 노아(Noah)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던 때,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방주 안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에 불과했다. 여덟 명.

21 물은 이제 이것과 대응하는 세례로 너희를 구원한다.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22 그분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

19-20절은 신약에서 가장 해석이 분분한 구절 중 하나다.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세 가지 주요 해석이 있다. 첫째,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다가 죽은 인간들의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음부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해석 — 사도신경 “음부에 내려가시며”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둘째, 창세기 6:1-4의 ’하나님의 아들들’(타락한 천사들)에게 승리를 선포했다는 해석. 셋째,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선포했다는 해석. 어느 해석도 결정적이지 않다. 본문은 그 자체로 열려 있다.

다음 장 — 고난의 의미.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 그리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김.




베드로전서 4장 — 사랑과 신실한 청지기


육체에서 고난받은 자

1 그리스도가 육체로 고난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여라. 육체로 고난받은 자는 죄에서 벗어났다.

2 이는 육체에서 남은 때를 인간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3 지나간 때에 이방인의 욕심대로 살며 방탕, 정욕, 술취함, 흥청거림, 술잔치, 불법적인 우상 숭배를 행한 것으로 충분하다.

4 이제 그들은 너희가 같이 방탕에 달려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비방한다.

5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준비가 된 분께 보고해야 할 것이다.

6 이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는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는 것이다.





뜨겁게 사랑하여라

7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8 무엇보다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뜨겁게 유지하여라. 사랑은 많은 죄를 덮기 때문이다.

9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여라.

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의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섬겨라.

11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처럼 하여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8절의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는 잠언 10:12를 인용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야고보서 5:20에서도 같은 개념이 나온다. 이 구절이 초기 교회에서 자주 사용된 경구였음을 보여준다. ’청지기(οἰκονόμος — 오이코노모스)’는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은사는 소유물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신학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기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는 불 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여기지 마라.

13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도 기쁨에 넘쳐 기뻐하게 하려고.

1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는다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쉬기 때문이다.

15 너희 중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인이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16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겠느냐?

18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며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 영혼을 맡겨라.

16절의 ’그리스도인(Χριστιανός — 크리스티아노스)’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세 번만 나온다(행 11:26, 행 26:28, 벧전 4:16). 안디옥에서 처음 사용된 이 명칭은 원래 외부인들이 붙인 별명이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박해 상황에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이다. 이름이 고발이 되는 시대였다.

다음 장 — 장로들과 젊은이들에게 마지막 권면. 그리고 바벨론에서 보내는 인사.




베드로전서 5장 — 마지막 권면


장로들에게

1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도 장로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로서.

2 하나님의 양 떼를 먹여라.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으로.

3 맡겨진 자들에게 주인처럼 굴지 말고 무리의 모범이 되어라.

4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목자장(ἀρχιποίμην — 아르키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나오는 단어다. 장로들은 목자지만 그들 위에 한 분의 으뜸 목자가 있다. 베드로는 자신을 그 으뜸 목자가 아니라 같은 장로로 규정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목격자를 뜻하기도 하고 순교적 증언자를 뜻하기도 한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 자신이 후에 순교했다.





젊은이들에게

5 이와 같이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복종하여라. 너희 모두는 서로를 향해 겸손함을 입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7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드려라.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9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를 대적하여라. 너희 형제들이 세상에서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잡아 주실 것이다.

11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아멘.

“우는 사자” — 이 이미지는 단순한 문학적 표현이 아니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던져지던 시대였다. 수신자들은 이 비유를 문자 그대로 연결할 수 있었다. 7절의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드려라”는 시편 55:22를 반향한다.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마지막 인사

12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Silvanus · ㉸ 실바노)를 통해 너희에게 간략히 썼다. 권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여라. 그 은혜 안에 서 있어라.

13 너희와 같이 택함을 받은 바벨론(Babylon · ㉸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Mark · ㉸ 마르코)도 문안한다.

14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벨론”은 암호다. 요한계시록 17-18장에서도 바벨론은 로마의 암호명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로마를 지목하지 않았다. 바벨론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렬한 억압의 기억이었다. 실루아노(실라)는 사도행전 15장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한 인물이다. 마가는 요한 마가 — 마가복음의 저자 전승과 연결된 인물이며,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이 된 그 마가다. 베드로는 그를 ’내 아들’이라 부른다. 베드로의 설교가 마가복음의 자료가 되었다는 파피아스(Papias, 2세기)의 증언과 연결된다.

다음 책 — 베드로후서. 다가오는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변증한다.


[image: 베드로후서 표지]








베드로후서

거짓 교사에 대한 마지막 경고.




베드로후서 조망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의 위협, 재림의 지연,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의 약속. 3:8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전체 · 베드로후서 (1~3장)

거짓 교사·재림




베드로후서 1장 — 신자의 부르심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Simon Peter)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와 같이 귀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넘치기를 원하노라.

베드로후서는 신약 서신 중 정경성 논란이 가장 컸던 책 중 하나다. 에우세비우스(Eusebius, 3-4세기)는 이 책의 정경성이 여전히 논쟁 중이라고 기록했다. 현대 학자 다수는 1세기 말~2세기 초에 베드로의 권위를 빌린 제자가 썼다는 위경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이 책은 정경이다. 논란과 무관하게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해왔다. 본문의 신학은 그 자체로 읽힌다.





신자의 부르심에 참여하기

3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4 이것으로 그분이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들로 너희가 정욕으로 인한 세상의 썩음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4절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θείας κοινωνοὶ φύσεως — 테이아스 코이노노이 퓌세오스)”는 헬레니즘 철학의 언어다. 스토아 철학과 플라톤주의에서 신성과의 합일은 최고 목표였다. 베드로후서는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채운다. 동방 기독교 신학의 ‘신화(神化, theosis)’ 개념의 성경적 근거 중 하나로 읽혔다. 인간이 신의 성품을 공유하게 된다는 이 선언은 신약에서 가장 대담한 표현 중 하나다.

5 이러한 이유로 너희가 모든 열심을 다해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여라.

8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넘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9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근시안적이어서 맹인이다. 그는 전에 자기 죄들을 깨끗이 하신 것을 잊어버린 것이다.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라.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11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풍성히 베풀어질 것이다.

5-7절은 ‘덕의 사다리’ 또는 ‘은혜의 사슬’이라 불리는 구조다. 헬레니즘 도덕 교육에서 자주 사용된 형식이다. 믿음에서 시작해 사랑으로 끝난다. 총 여덟 단계.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도덕 계단이 아니다. 각 단계는 다음을 ’더한다’. 삭제가 아니라 축적이다. 믿음을 버리고 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덕이 쌓인다.





변화산의 증언

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있고 너희가 가진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만, 나는 항상 이것들을 너희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3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상기시킴으로 너희를 깨우는 것이 내 의무라 생각한다.

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보여주셨듯이 곧 이 장막을 벗어나야 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15 또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언제든지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16 우리가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직접 그분의 위엄을 본 목격자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다.

17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때, 거룩한 영광 중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기뻐한다”는 음성이 그분께 났다.

18 우리가 이 음성을 하늘에서 들었다.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16-18절은 변화산 사건을 가리킨다(마 17:1-9, 막 9:2-9, 눅 9:28-36). 베드로가 세 제자 중 한 명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직접 경험을 근거로 제시한다.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μύθος — 뮈토스)’는 헬레니즘 신화와 영지주의 사변을 가리키는 말이다. 베드로후서가 싸우는 거짓 가르침은 아마도 이런 신화적 사변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마치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낮이 밝아오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20 먼저 이것을 알아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제멋대로 풀 수 없다.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다음 장 — 거짓 교사들. 그들은 멸망을 사들이면서도 구원의 주를 부인한다.




베드로후서 2장 —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

1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이단들을 몰래 들여와,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며 스스로 빠른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2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함을 따를 것이다. 그로 인해 진리의 길이 모독을 받을 것이다.

3 그들은 탐욕 때문에 꾸민 말로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심판의 선례들

4 죄를 지은 천사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5 옛 세상도 아끼지 않으시고, 불경건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보내시면서 의를 선포한 노아 등 여덟 명을 보호하셨다.

6 소돔(Sodom)과 고모라(Gomorrah) 성을 재더미로 만들어 심판하사 불경건한 자들에게 일어날 일의 본보기로 삼으셨다.

7 그러나 방탕한 자들의 방종함 때문에 고통받던 의로운 롯(Lot)을 건지셨다.

8 이 의인이 그들 사이에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위들을 보고 들으며 의로운 마음에 고통을 받았다.

9 주님은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징벌 아래 두시는 방법을 아신다.

10 특히 더러운 욕심대로 육체를 따라 다니고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을.

4절의 “죄를 지은 천사들”은 창세기 6:1-4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연결된다. 이 본문의 자세한 전개는 외경 ’에녹서(Book of Enoch)’에서 온다. 에녹서에서 이 천사들은 아자젤(Azazel)을 비롯한 ’파수꾼들’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거인족을 낳았다고 기록한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이 에녹서 전통을 사용한다. 정경이 외경 전통을 활용한 사례다.





거짓 교사들의 성품

10 그들은 담대하고 자만하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11 천사들이 힘과 능력에서 그들보다 더 크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제출하지 않는다.

12 이 자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잡혀 죽도록 태어난 자들이다.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비방한다. 그들은 자기 부패 속에서 멸망할 것이다.

13 불의의 대가로 불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낮에 즐기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너희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속임수로 그 안에서 노는 더럽고 오염된 점들이다.

14 간음으로 가득 찬 눈, 죄에서 멈출 수 없는 자들이다. 굳건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훈련된 마음을 가졌다. 저주받은 자녀들이다.

15 그들은 곧은 길을 버리고 발람(Balaam · ㉸ 발라암)의 길을 따랐다. 브올(Beor · ㉸ 브오르)의 아들, 불의의 삯을 사랑한 자.

16 그러나 그는 자신의 범법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말 못 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어리석음을 막았다.

17 이 자들은 물 없는 샘이며, 폭풍에 몰리는 안개다.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18 허황된 과장으로 말하며, 방탕함 가운데 있는 육체의 욕심으로 이제 막 오류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19 자유를 약속하면서, 자신들은 부패의 종들이다. 사람이 무엇에게 지면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20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것에 얽혀 지면, 그들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다.

21 의의 길을 알고서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의 길을 알지 못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22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돌아간다”는 참된 속담대로 되었고, “돼지는 씻겼다가 다시 진흙 속에 뒹군다”는 것도 그러하다.

22절의 두 속담은 각각 잠언 26:11(“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과 당시 유대 속담에서 온다. 베드로후서는 세련된 수사 대신 거친 동물 이미지로 거짓 교사들의 퇴행을 묘사한다. 구원받은 후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 — 이것이 가장 심각한 배교의 형태라는 것이다.

다음 장 — 재림이 늦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다.




베드로후서 3장 — 재림과 새 하늘 새 땅


기억하여라

1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다. 두 편지에서 너희의 순수한 마음을 상기시켜 깨우게 하였다.

2 거룩한 선지자들이 전에 한 말과 너희의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고.

3 먼저 이것을 알아라. 마지막 날에 자기 욕심대로 사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4 “그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모든 것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5 이것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있었고, 땅이 물과 물로 이루어진 것.

6 이것으로 그때 세상은 물에 덮여 멸망했다.

7 그러나 이제 있는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불을 위해 보관되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8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9 주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주님은 너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지나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풀어지고, 땅과 그 안의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8절은 시편 90:4를 인용한다.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베드로후서는 이 구절로 재림의 지연을 변증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 더딘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 변증은 AD 2세기 초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직면한 실제 도전이었다. 첫 세대가 죽어가고 있었고, 재림은 오지 않았다. 비웃는 자들의 질문(4절)은 실제 도전이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둘러라. 그 날로 인해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아내릴 것이다.

13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 발견되도록 힘써라.

15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임을 생각하여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Paul · ㉸ 바오로)도 그에게 주어진 지혜에 따라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

16 그의 모든 편지들에서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편지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 무식하고 굳건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그것들을 왜곡시킨다. 그들의 스스로의 멸망으로.

15-16절은 주목할 만하다. 베드로후서는 바울의 편지들을 ’성경들(γραφαί — 그라파이)’이라고 부른다. 신약 문서가 아직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바울의 편지들이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읽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바울의 편지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이 솔직함이 오히려 이 구절의 신빙성을 높인다.





마지막 권면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으니, 불법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18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분께 지금도, 그리고 영원한 날에도 영광이 있기를. 아멘.

베드로후서는 ’아멘’으로 끝난다. 야고보서가 행동으로 끝났다면, 베드로후서는 찬양으로 끝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자의 마지막 말이다. “영원한 날(ἡμέρα αἰῶνος — 헤메라 아이오노스)” — 시간을 초월한 날. 이 특이한 표현은 신약에서 유일하다. 해가 지지 않는 날, 끝이 없는 날이다.

다음 책 — 요한일서. 빛 가운데 걷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선언.


[image: 요한일서 표지]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 사랑과 진리의 시험.




요한일서 조망

요한일서는 요한의 가장 깊은 편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4:8, 4:16) 두 번 선언. 영지주의 초기 형태에 맞선 성육신 옹호.


전체 · 요한일서 (1~5장)

사랑과 빛




요한일서 1장 — 빛 가운데


처음부터 있었던 것

1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생명의 말씀에 관해.

2 이 생명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 증언한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한다.

3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사귐은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것이다.

4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같은 언어 세계에 있다. “처음부터(ἀπ᾽ ἀρχῆς — 앞 아르케스)”는 요한복음 1:1의 “태초에(ἐν ἀρχῇ — 엔 아르케)”와 같은 어근이다. 그러나 요한일서의 시작은 다르다. 요한복음은 우주적 선언(“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으로 시작하지만, 요한일서는 감각 경험으로 시작한다. 들었고, 보았고, 바라보았고, 손으로 만졌다. 네 가지 감각. 이것은 영지주의적 가현설에 대한 반론이다. 예수는 실제 몸을 가졌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6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 걷는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7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

8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9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10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다.

9절 —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 이 구절은 기독교 회개 신학의 핵심이다. 조건문 구조이지만, 조건이 충족될 때 응답은 확실하다.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감정적 너그러움이 아니라 신실함과 의로움에 기초한다. 언약의 속성이다. 이 구절은 1세기 교회의 공동체적 고백 예전과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장 — 새 계명.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이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권면.




요한일서 2장 — 새 계명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

1 내 자녀들아,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 변호자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2 그분은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3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아는지 알 수 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4 “나는 그분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쟁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다.

5 그러나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진실로 온전하게 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안다.

6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걸으신 것처럼 자신도 걸어야 한다.

“변호자(παράκλητος —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 14-16장에서 성령에 대해 사용된 단어와 같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두 보혜사 —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이 구조는 로마서 8:34(그리스도의 중보)와 8:26(성령의 중보)이 대응하는 것과 같다.





새 계명, 그러나 오래된 계명

7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진 옛 계명을 쓴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다.

8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것은 그분 안에서도, 너희 안에서도 참된 것이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이미 비추기 때문이다.

9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10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안에 머물며, 그 안에 걸림돌이 없다.

11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안에 있고, 어둠 속에 걷는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으므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7-8절의 긴장이 흥미롭다. 오래된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레위기 19:18에 이미 있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34에서 예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다. 요한에게 이것은 낡은 반복이 아니다. 예수가 걸어간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 이것이 새로운 차원을 더한다. 어둠과 빛의 대비는 쿰란 공동체의 문서(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와 유사한 언어다. 요한공동체는 그 언어 속에 살고 있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인해 너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처음부터 계신 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14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다.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다.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썼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며,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15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안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16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삶의 자랑 — 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17 세상과 그 욕망들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머문다.





적그리스도

18 자녀들아,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 이것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안다.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20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았고, 너희 모두가 안다.

21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알고, 또 진리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쓴다.

22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자가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다. 아들을 고백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다.

24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머물게 하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머물 것이다.

25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26 이것들을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 썼다.

27 너희에게 받은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분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것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분 안에 머물러라.





그분 안에 머물기

28 이제 자녀들아, 그분 안에 머물어라. 이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고.

29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난 것임을 알아라.

’기름부음(χρῖσμα — 크리스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스도(χριστός — 크리스토스)’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요한은 기름부음을 모든 신자가 받는 것으로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가르침을 제공하려 할 때, 기름부음 자체가 가르친다. 모든 신자에게 진리를 분별하는 내적 능력이 있다는 선언이다. 이것이 요한이 가르치는 신자의 직접성이다.

다음 장 — 하나님의 자녀. 죄를 짓지 않는 자, 마귀의 자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1 아버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을 것임을 안다. 있는 그대로의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분이 순수하신 것처럼 자신을 순수하게 한다.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을 것”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 가장 대담한 종말론적 약속 중 하나다. 고린도전서 13:12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빌립보서 3:21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로 변하게 하시겠다”와 같은 계열이다. 요한에게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와 의를 행하는 자

4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5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죄들을 없애려는 것임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

6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분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한다.

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여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다.

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난 것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어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는 것이다.

9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10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다.

6절과 9절은 긴장을 만든다.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1:8에서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긴장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스어 현재 시제는 지속적 행위를 가리킨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힌다. 완전한 무죄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지향이다. 하나님의 씨가 안에 있으면, 그 방향이 다르다.





서로 사랑하여라

11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

12 가인(Cain · ㉸ 카인)처럼 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서 나서 자기 형제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14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 안에 머문다.

15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자다. 살인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머물지 않음을 너희가 안다.

16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으로 사랑을 알았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

17 세상의 재물을 가진 사람이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면서도 마음을 닫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겠느냐?

18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12-15절에서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창세기 4장 이후 가인이 신약에서 언급되는 것은 드물다. 여기서, 히브리서 11:4에서, 유다서 11절에서.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에 대해 성경은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요한은 해석한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의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동기다. 요한은 이것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과 연결한다. 같은 패턴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19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이 그분 앞에서 확신을 갖는다.

20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21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다.

22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에게서 받는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2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도 그 안에 머무신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다.

20절 —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 이것은 위로인가 경고인가. 두 방향으로 읽힌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의 지식은 그 마음보다 더 깊이 들어간다. 더 많이 아신다는 것이 심판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맥에서 요한은 이것을 확신의 근거로 제시한다. 양심의 고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방향으로.

다음 장 —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 선언된다.




요한일서 4장 — 사랑이신 하나님


영들을 분별하여라

1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아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2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3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너희가 그것이 온다고 들었고, 지금 이미 세상에 있다.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들을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5 그들은 세상에서 났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말하고,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6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한다.

가현설(Docetism) — 예수가 실제 육체를 가지지 않고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르침.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 가르침은 요한 공동체가 싸우는 적이었다. 이 가르침은 물질적 세계를 악으로 보는 헬레니즘 이원론에서 온다. 요한은 가장 단순한 시험을 제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고 고백하는가. 이 고백이 진리의 시험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7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며,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안다.

8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우리가 그를 통해 살게 하시려고.

10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8절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ὁ θεὸς ἀγάπη ἐστίν — 호 테오스 아가페 에스틴).” 요한일서에서 두 번 나온다. 여기 8절, 그리고 16절. 신약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한 단어로 규정하는 가장 대담한 선언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교 신학 역사에서 가장 자주 인용된 문장 중 하나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다

13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것을 안다. 그분이 자기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14 우리가 보고 증언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고.

15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머문다.

16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사랑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17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도록.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18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온전하지 않다.

19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20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다.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21 그분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이 계명을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았다.

18절 —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 그리스어 ’ἐκβάλλει(에크발레이)’는 강제적 추방이다. 마귀를 쫓아낸다고 할 때 쓰는 단어다.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수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몰아낸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 이것들을 사랑이 몰아낸다. 19절의 논리가 이 근거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

다음 장 — 믿음의 승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가 셋이다.




요한일서 5장 — 믿음의 승리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1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2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행할 때.

3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겁지 않다.

4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다. 우리의 믿음.

5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냐?





세 증거

6 이분이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그리고 성령이 증언하신다. 성령이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7 증언하는 자들이 셋이다.

8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하나다.

9 사람의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다.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것.

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자기 아들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11 증언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

12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않은 자는 생명을 갖지 않았다.

6절의 “물과 피”는 논쟁적인 구절이다. 세례(물)와 십자가(피)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다. 요한의 적수들이 “물로만” 예수를 이해했다는 것은, 그들이 세례받은 예수는 인정하지만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실체를 부인했음을 암시한다. 가현설 논쟁의 연장이다. “물과 피로” — 이것은 수난 현장의 목격담과도 연결된다. 요한복음 19:34에서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확신 안에서 살아가기

13 이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14 우리가 그분 앞에서 가진 담대함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

15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다는 것도 안다.

16 누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것에 대해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17 모든 불의는 죄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신학적으로 오래 논의된 구절이다. 가장 통상적인 해석은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6:4-6과 10:26-29도 같은 문제를 다룬다.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 명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도적 모호성일 수 있다. 독자가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18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그를 지킨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19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다.

20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참되신 분,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21 자녀들아, 우상들을 멀리하여라.

요한일서는 “자녀들아, 우상들을 멀리하여라”는 단 한 문장으로 끝난다. 돌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 안에서 읽으면 전체 서신의 결론이다. 거짓 가르침, 적그리스도, 거짓 영 — 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한 단어로 수렴된다. 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20절)와 대비되는 모든 것. 요한은 독자들이 무엇을 선택할지 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 우상을 멀리하여라.

다음 책 — 요한이서. 열세 절. 진리와 사랑, 그리고 거짓 교사를 집에 들이지 말라는 권면.


[image: 요한이서 표지]








요한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 가장 짧은 신약 편지 중 하나.




요한이서 조망

요한이서는 13절. 한 부녀(또는 교회)에게 보낸 짧은 편지. 진리와 사랑이 함께. 거짓 교사 환대 금지.


전체 · 요한이서 (1~1장)

한 장의 권면




요한이서 1장 — 진리와 사랑, 그리고 경계


인사

1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나는 그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렇다.

2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다.

3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하기를.

“택함을 받은 부녀(ἐκλεκτῇ κυρίᾳ — 에클렉테 퀴리아)”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한 여성 신자와 그 가정.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인격화한 것. 고대 서신에서 교회를 여성으로 의인화하는 것은 흔했다. 요한계시록 21:2에서 새 예루살렘이 “신부”로 묘사된다. 이 서신의 수신자가 교회 공동체라면, “부녀의 자녀들”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장로’라고 자신을 밝히는 저자는 요한일서와 요한삼서에서도 같은 호칭을 사용한다.





진리 안에 걷기

4 네 자녀들 중 일부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 걷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5 그리고 이제 부녀여, 새 계명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계명으로 간청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6 사랑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에 따라 걷는 것. 계명은 이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것처럼 사랑 안에서 걷는 것.





거짓 교사를 경계하여라

7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8 너희 스스로를 조심하여라. 우리가 수고하여 이룬 것들을 잃지 않고 완전한 상을 받도록.

9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앞서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그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것이다.

10 누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오지 않거든 그를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것이다.

10-11절은 초기 교회의 여행 선교사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1세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집에서 모였다. 순회 선교사들은 신자 가정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요한은 거짓 교사에게 그 환대를 제공하지 말라고 한다. 집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한 숙박이 아니다. 그 가르침을 후원하고 전파를 돕는 행위다. 오늘날 개인 차원의 예절 문제처럼 읽히지만, 당시 맥락에서는 거짓 복음의 확산에 가담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요한이 그토록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다.





마지막 말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기 원하지 않는다. 대신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13 택함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한다.

12절의 “종이와 잉크” — 파피루스와 먹이다.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서신 문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단어다. 짧은 서신임에도 저자는 더 할 말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미룬다. 문자보다 직접 대화를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 서신에는 처음과 끝에 대칭이 있다. 1절에서 “나는 그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열고, 12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으로 닫는다. 진리와 사랑과 기쁨 — 요한 문학의 세 주제어다.

다음 책 — 요한삼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1세기 교회 안의 권력 갈등.


[image: 요한삼서 표지]








요한삼서

가이오에게 — 손님 대접의 윤리.




요한삼서 조망

요한삼서는 15절. 가이오의 환대를 칭찬, 디오드레베의 거만을 책망. 1세기 교회 내부 갈등의 작은 창.


전체 · 요한삼서 (1~1장)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요한삼서 1장 — 가이오,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가이오에게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Gaius)에게 편지한다. 나는 그를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2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네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네가 모든 면에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3 형제들이 와서 네 안에 있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네가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들을 때.

4 사랑하는 자여, 네가 형제들, 그것도 낯선 형제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은 신실한 일이다.

5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했다. 너는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을 전송하면 잘 하는 것이다.

6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갔다. 이방인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7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

가이오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신약에서 가이오라는 이름은 여러 번 등장한다(행 19:29, 행 20:4, 롬 16:23, 고전 1:14). 이 사람들이 서로 같은 인물인지 불분명하다. 요한삼서의 가이오는 순회 선교사들을 자기 집에서 환대한 인물이다. 요한이서에서 환대를 금지했던 거짓 교사들과 달리, 진짜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가이오의 환대는 요한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같은 저자가 같은 주제(환대)를 두 편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다룬다.





디오드레베

8 내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Diotrephes · ㉸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9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상기시킬 것이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중상한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려는 자들도 막아서 교회에서 쫓아낸다.

10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

디오드레베는 신약에서 이 구절에만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 짧은 묘사에서 그의 성격이 선명하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φιλοπρωτεύων — 필로프로테우온)” — 이 단어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된다. 지도력을 섬김이 아닌 지위로 이해하는 자다. 그는 장로의 편지를 무시하고,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낸다. 1세기 교회 안에서 지역 지도자와 사도적 권위 사이의 갈등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데메드리오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다.

12 데메드리오(Demetrius · ㉸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 진리 자체로부터도. 우리도 증언하며, 우리의 증언이 참된 것을 너희가 안다.





마지막 말

13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지만, 잉크와 펜으로 쓰기 원하지 않는다.

14 속히 너를 보기 원한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할 것이다.

15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친구들이 네게 문안한다. 친구들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 문안하여라.

요한삼서는 요한이서와 구조적으로 대응한다. 두 편지 모두 장로가 쓰고, 두 편지 모두 편지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며 직접 방문을 약속하고, 두 편지 모두 환대라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 그러나 방향이 반대다. 요한이서는 거짓 교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한삼서는 진짜 사자들을 받아들이라고. 디오드레베의 실패는 식별하지 못한 것이다. 누구를 환대하고 누구를 거부할지를. 15절의 “친구들”이라는 단어 — 이것도 요한 문학의 특징이다. 요한복음 15:14-15에서 예수는 제자들을 친구라 불렀다. 요한삼서는 그 “친구”들 사이의 편지다.

다음 책 — 유다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장 격렬한 비판.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를 인용한다.


[image: 유다서 표지]








유다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격렬한 경고.




유다서 조망

유다서는 25절. 예수의 동생 유다(야고보의 동생)의 편지로 전승. 외경 에녹서·모세 승천기를 인용.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맹렬한 정죄.


전체 · 유다서 (1~1장)

한 장의 경고




유다서 1장 — 거짓 교사 정죄와 에녹의 예언


인사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Jude)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켜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2 자비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유다는 마태복음 13:55과 마가복음 6:3에서 예수의 형제로 언급된다. “야고보의 동생” —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고 야고보서의 저자다. 유다는 자신을 예수의 형제가 아닌 야고보의 동생으로 소개한다. 이 겸손한 자기 소개 방식이 야고보서 1:1에서 야고보가 스스로를 “종”이라 부른 것과 같은 결을 가진다. 형제라는 혈연적 특권보다 섬기는 관계를 앞세운다.





경고를 쓰게 된 이유

3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구원에 대해 너희와 함께 쓰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써야 하게 되었다.

4 어떤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심판이 옛날부터 기록된 사람들. 경건치 않은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며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역사의 심판 선례들

5 너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주님이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겠다.

6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버린 천사들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두운 곳에 가두셨다.

7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성들도 간음하며 다른 육체를 따르다가, 영원한 불로 형벌받음으로써 본보기가 되었다.

8 이들도 꿈을 꾸는 것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한다.

9 천사장 미가엘(Michael · ㉸ 미카엘)이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논쟁할 때, 비방하는 판결을 감히 내리지 않고 “주님이 너를 꾸짖으시기를” 이라고만 했다.

10 그러나 이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한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성으로 아는 것에서는, 그것으로 스스로를 부패시킨다.

9절은 ‘모세 승천기(Assumption of Moses)’라는 외경을 인용한다. 이 외경에 따르면 모세가 죽은 후 마귀가 그 몸에 권리를 주장했고, 미가엘이 마귀와 논쟁했다. 유다서는 이 이야기를 정경적 권위를 가진 자료처럼 사용한다. 6절의 “자기 처소를 버린 천사들”도 에녹서의 ’파수꾼들’ 이야기와 연결된다. 정경 문서가 외경 전통을 직접 인용한 사례다. 이것이 오랫동안 유다서의 정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던 요소이기도 하다.





세 유형의 반역자들

11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그들은 가인의 길로 걸어갔고, 이익을 위해 발람의 오류에 빠졌으며, 고라의 반역으로 멸망했다.

가인, 발람, 고라 — 세 구약의 반역자들이 한 절에 나란히 선다. 가인(창 4장)은 형제를 살해했다. 발람(민 22-24장)은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 고라(민 16장)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 이 세 인물은 유대 전통에서 불경함의 원형들이었다. 유다서는 이 세 고전적 유형을 통해 자기 시대 거짓 교사들의 성격을 정의한다.





에녹의 예언

12 이 자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숨어들어 두려움 없이 자기를 먹이는 암초들이다. 바람에 끌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열매도 없고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들이다.

13 자기 수치를 거품처럼 뱉는 거친 바다 파도들이다. 영원히 어둠이 예비된 떠도는 별들이다.

14 아담의 칠 대손 에녹(Enoch)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보라, 주님이 그의 수만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셨다.

15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고,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들에 대해,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시려고.”

16 이 자들은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자들이다. 자기 정욕대로 걷는다. 그 입은 과장된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추켜세운다.

14-15절은 에녹서 1:9를 거의 직접 인용한다. 에녹서는 기원전 3세기부터 작성된 유대 외경으로, 쿰란 사해 문서에서도 에티오피아어 번역본에서도 발견된다. 에녹서 1:9 — “보라, 그가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신다, 모든 자에게 심판을 실행하시려고.” 유다서는 이것을 예언으로 인용한다. 외경이 예언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4세기 교회가 유다서의 정경성을 논의할 때 이 인용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서는 정경으로 남았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17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여라.

18 그들이 너희에게 말했다.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사는 비웃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19 이들은 분리하는 자들이다. 영적이지 않고 혼에 속한 자들이다.

20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려라.

22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23 어떤 이들은 불에서 낚아채듯 구원하여라.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육체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속옷도 미워하면서.





송영

24 능히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보전하시고 기쁨으로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분께.

25 우리 구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아멘.

24-25절의 송영(doxology)은 기독교 예배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축도 중 하나다. “넘어지지 않게 보전하신다(ἀπταίστους — 압타이스투스)” —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다. 이 단어도 신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인다. 유다서는 격렬한 정죄와 경고로 채워진 서신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안전하게 붙들리는 것, 기쁨으로 서는 것, 흠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거짓 교사들을 향한 심판의 언어가, 신자들을 향한 보호의 언어로 전환된다. 마지막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유다서 전체가 이 한 문장을 향해 달려온다. 유다서는 신약의 마지막 서신이다.

「21세기 성경」 야고보서·베드로전서·베드로후서·요한일서·요한이서·요한삼서·유다서 완결.


[image: 요한계시록 표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환상 —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조망

요한계시록은 신약 마지막 책이자 유일한 묵시 문학. 일곱 교회·일곱 인·일곱 나팔·일곱 대접·짐승·바벨론의 멸망·천년왕국·새 예루살렘. 21-22장의 새 하늘 새 땅이 성경 전체의 결말.


1부 · 일곱 교회 (1~3장)

환상·일곱 편지



2부 · 심판 환상 (4~18장)

일곱 인·나팔·대접



3부 · 새 하늘 새 땅 (19~22장)

천년왕국·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1장 — 밧모섬에서


서문 — 이 예언의 출처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 함이라. 그가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John)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계시(啓示)” — 그리스어 ’아포칼룁시스(ἀποκάλυψις)’의 번역이다. ’베일을 벗긴다’는 뜻. 오늘날 영어 apocalypse는 재앙을 연상시키지만, 원래 뜻은 감추어진 것의 드러남이다. 이 책 전체는 재앙의 책이기 이전에 계시의 책이다 — 감추어진 실체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음을 주장하는 책.

저자 요한 —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 요한’이라고만 밝힌다. 전통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쓴 사도 요한과 동일인으로 본다. 하지만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오스는 문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인물로 주장했다. 현대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은 계속된다. 본문은 결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인사

4 요한은 소아시아(Asia Minor · ㉸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5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7절 — 다니엘 7:13(“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과 스가랴 12:10(“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을 합쳐 인용한다. 계시록 저자는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흡수한다 — 그의 언어 자체가 구약의 언어들로 짜여 있다.

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Α)와 오메가(Ω) —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히브리어로는 알렙(א)과 타브(ת)에 대응한다. 유대교 전통에서 알렙-타브(אֱמֶת, 에메트 —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표현은 세 번 나온다(1:8, 21:6, 22:13). 처음과 마지막의 하나님 —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역사는 그 안에 담겨 있다.





밧모섬의 요한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 안에서 함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밧모(Patmos · ㉸ 파트모스)라 하는 섬에 있었다.

밧모섬 — 에게해 동부, 소아시아 해안에서 약 55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 오늘날 그리스 영토(도데카네스 제도). 가장 긴 축이 13킬로미터. 로마는 정치범을 이 섬에 유배 보냈다.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재위 81-96년) 시절 이곳에 유배되었다. AD 95년경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나, 일부 학자는 네로 황제 시기(64-68년)로 본다.

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더라.

11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다.





인자 같은 이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계셨다.

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았다.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인자 같은 이의 형상 — 다니엘 7:13의 “인자 같은 이”와 다니엘 10:5-6의 세마포 옷 입은 사람, 에스겔 1:24의 “많은 물 소리”를 한데 모은다. 흰 머리는 다니엘 7:9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특징이었다. 계시록 저자는 예수에게 옛적부터 계신 이의 속성을 입힌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 복장이고, “금 띠”는 왕의 복장이다 — 제사장이자 왕.

17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19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이 후에 될 일들을 기록하라.

20 네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 —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 — 열쇠는 지배권의 상징이다. 이사야 22:22에서 엘리아김이 왕궁 열쇠를 받는 장면이 배경이다. 죽음(사망)과 죽음의 영역(음부, 그리스어 하데스)을 지배하는 자 — 죽음이 최종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는 선언이다.

다음 장 — 일곱 교회 중 처음 둘, 에베소와 서머나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2장 —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1)


에베소 교회 — 처음 사랑을 잃다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안다.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Ephesus · ㉸ 에페소) —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셀추크(Selçuk) 인근. 인구 25만 추정. 아르테미스 신전(세계 7대 불가사의)이 있었다. 바울이 약 3년간 머물렀고(사도행전 19장), 사도 요한도 만년을 이곳에서 보냈다는 전통이 있다. “처음 사랑” — 열정이 사라지고 교리만 남은 상태를 가리킨다.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은 키웠지만 사랑이 식었다. 옳음이 따뜻함을 삼킨 것이다.

니골라 당(Nicolaitans) — 정체가 불확실하다. 이단적인 자유방임 신학을 가르쳤다는 해석이 많다. 2:14-15에서 발람의 가르침과 연결된다. 고대 교부들은 이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성적 방종을 허용했다고 증언한다.





서머나 교회 — 환난 중에도

8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 그러나 네가 실상은 부요하다. 유대인이라 자칭하나 아닌 자들의 비방도 안다.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Smyrna · ㉸ 스미르나) — 오늘날 튀르키예 이즈미르(İzmir). 로마에 충성스럽기로 유명한 도시. 황제 숭배가 강했다. 2세기 초 주교 폴리카르포스(Polycarp)가 이 도시에서 순교했다(AD 155-156년경). 화형을 앞두고 총독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자, “86년 동안 나는 그를 섬겼고, 그는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요 구원자이신 그를 부인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일곱 교회 편지 중 유일하게 책망이 없다.





버가모 교회 — 사탄의 왕좌 앞에서

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이 있는 이가 이르시되,

13 “내가 네가 어디 사는지 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그래도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중에서 마귀가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Balaam)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두어 우상에게 바친 것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법을 발락(Balak)에게 가르쳤다.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니,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버가모(Pergamum · ㉸ 페르가몬) — 오늘날 튀르키예 베르가마(Bergama). 200,000권의 장서를 보유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 “사탄의 왕좌” — 해석이 나뉜다. 제우스 대제단(현재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다), 황제 숭배 신전, 또는 도시 전체의 우상숭배 분위기를 가리킬 수 있다. “흰 돌” — 고대 로마에서 흰 돌은 무죄 선고나 특별한 축제 초대권을 의미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 새로운 정체성을 암시한다.





두아디라 교회 — 이세벨을 용납하다

18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 “내가 네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을 아노라.

20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Jezebel)을 내버려 두는도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로 던지리라.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권세를 받은 것이 그와 같으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아디라(Thyatira · ㉸ 티아티라) — 오늘날 튀르키예 아크히사르(Akhisar). 자주 염색업과 상인 길드로 유명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한 루디아(Lydia)가 이 도시 출신 자주 장사였다(사도행전 16:14). “이세벨” — 실제 이름이 아닌 상징적 호칭이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로 바알 숭배를 도입한 이세벨(열왕기상 16:31-33)을 가리킨다. 상인 길드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당시 사회 생활의 필수였다 — 이를 허용하는 가르침이 이 교회에 퍼졌다.

다음 장 — 사데·빌라델비아·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요한계시록 3장 —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2)


사데 교회 — 살았다 하나 죽은 자

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3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6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데(Sardis · ㉸ 사르디스) — 오늘날 튀르키예 살리흘리(Salihli) 인근. 한때 리디아 왕국의 수도. 크로이소스(Croesus) 왕이 다스렸던 전설적으로 부유한 도시. 고대부터 이 도시는 두 번 함락되었는데, 두 번 다 경비가 소홀한 틈을 노린 야간 기습이었다. “도둑 같이 이르리니” — 도시의 역사가 이 경고의 배경이다. 명성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교회.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비어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 — 열린 문

7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아는 것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Philadelphia · ㉸ 필라델피아) — 오늘날 튀르키예 알라셰히르(Alaşehir). “형제 사랑”이라는 뜻. 이 도시는 잦은 지진으로 고통받았다 — AD 17년 대지진으로 도시가 거의 파괴되었다.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 지진이 무서워 도시 밖으로 나가야 했던 경험이 배경이다. 이 교회는 일곱 교회 중 에베소와 함께 가장 작지만,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 하나다. “다윗의 열쇠” — 이사야 22:22를 인용한다. 왕궁 창고의 열쇠권자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자로 재해석된다.





라오디게아 교회 — 미지근한 물

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15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였으면 좋겠도다.

16 이같이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니, 이것은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으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Laodicea · ㉸ 라오디케이아) — 오늘날 튀르키예 데니즐리(Denizli) 인근 에스키히사르(Eskihisar). 부유한 금융·직물·의약 도시. “미지근한 물” — 라오디게아에 수도관으로 물을 끌어왔는데, 근처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긴 수로를 거치며 미지근해졌다. 골로새의 차가운 샘물도 마찬가지로 도착할 때는 미지근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것을 비유로 든다. 일곱 교회 중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 나온다.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 중 하나. 홀만 헌트(Holman Hunt)의 1853년 작 “세상의 빛(The Light of the World)” — 등불을 든 예수가 손잡이 없는 문 앞에 서 있다. 문 손잡이는 안쪽에만 있다. 밖에서는 열 수 없다. 교회 앞에서 기다리는 그리스도 —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 이미지는 계시록에서 가장 역설적인 장면이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구조는 일정하다 — 발신자 소개(인자 같은 이의 속성 중 하나), 수신자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인지(“내가 … 알고”), 칭찬(에베소·사데·라오디게아 외), 책망(서머나·빌라델비아 외), 경고와 요청,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이 편지들은 특정 역사적 교회들에게 보내졌으나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게 보내진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 예수가 복음서에서 쓴 공식 그대로다(마태복음 11:15, 13:9). 이 책을 개인으로 읽는 자에게도, 공동체로 읽는 자에게도, 똑같이 열려 있다.

다음 장 — 일곱 교회 편지가 끝나고, 하늘 보좌 환상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4장 — 하늘 보좌 환상


열린 문

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 — 요한은 하나님의 얼굴을 묘사하지 않는다. 에스겔처럼 빛과 색과 보석의 반사로만 표현한다. 벽옥(jasper)은 맑고 수정 같은 돌, 홍보석(sardius/carnelian)은 붉은 돌. 21:11에서 새 예루살렘도 벽옥 빛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을 직접 묘사하는 언어가 없다 — 주변의 빛이 그 임재를 증언할 뿐이다.

무지개(ἶρις) — 창세기 9:12-17에서 노아의 언약의 표징이었다.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심판 앞에 언약이 먼저 있다는 선언이다. 에스겔 1:28도 같다 — “무지개 같더라.” 계시록의 하늘 보좌와 에스겔의 그발 강 환상은 같은 원형을 공유한다.





24장로와 네 생물

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보좌 앞에 켜진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다.

8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네 생물(τέσσαρα ζῷα) — 에스겔 1:5-14의 네 생물과 이사야 6:2-3의 스랍(Seraphim)을 합쳐 새로 구성했다. 에스겔의 생물들은 네 얼굴이 각각 하나씩이었으나, 여기서는 생물마다 하나의 얼굴이다. 날개는 에스겔의 넷에서 이사야의 여섯으로 늘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ἅγιος, ἅγιος, ἅγιος)” — 이사야 6:3의 삼중 거룩 찬양(케두샤)과 같다.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지금도 매일 낭송된다.

24장로 — 해석이 나뉜다. 이스라엘 12지파 + 신약 12사도를 합친 24, 또는 천상의 예배 반열(역대상 24장의 제사장 24반열 참조), 또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숫자. 금 면류관은 승리자의 화환(στέφανος)이다.





창조주를 향한 경배

9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 고대 로마의 피지배 왕들이 황제 앞에서 왕관을 벗어 발 아래 두는 복종의 예식이 배경이다.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들이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내려놓는다. 이 장에는 어린 양도, 심판도, 짐승도 없다 — 오직 창조와 경배만 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 에스겔 1:22의 “궁창”과 연결된다. 고대 우주론에서 하늘 위에는 바다가 있었다(창세기 1:7의 “물 위의 물”). 15:2에서 이 바다 위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서게 된다.

4장과 5장은 계시록 전체의 신학적 핵심이다. 4장은 창조주를 향한 경배이고 5장은 구속자를 향한 경배다. 두 장이 함께 계시록의 나머지 전체의 기반이 된다 — 이 보좌가 있기에 심판이 의롭고, 이 어린 양이 있기에 심판이 자비와 함께한다. 가장 어두운 환상들 — 짐승, 대접, 음녀 — 이 나오기 전에, 독자는 먼저 하늘의 예배 현장을 보아야 한다. 이 순서가 계시록을 읽는 올바른 순서다.

다음 장 — 보좌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것을 열 자가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5장 — 어린 양과 봉인된 두루마리


아무도 열 수 없는 두루마리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두루마리(βιβλίον) —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된 역사 계획서, 다른 하나는 로마의 법률 문서 — 유언장은 일곱 증인의 인장으로 봉인되었다. 창세기에서 에스겔까지, 성경은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 있다. “안팎으로 썼고” — 에스겔 2:10과 같다. 그 두루마리도 안팎으로 써 있었다. 가득 찬 심판, 가득 찬 말씀.

5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어린 양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ἀρνίον ἐσφαγμένον)” — 계시록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다. ’어린 양’은 이 책에서 28번 등장한다. 서 있으나 죽임을 당한 흔적이 있다 — 부활이지만 십자가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다. 유다 지파의 사자(사자)로 선언되었으나 실상은 어린 양이다. 힘이 아닌 희생으로 이겼다는 역설.

일곱 뿔 — 뿔은 힘의 상징(신명기 33:17, 사무엘상 2:1). 일곱 뿔은 완전한 힘. 일곱 눈 — 스가랴 4:10의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 일곱”에서 온다. 어린 양은 전지전능하다.

7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새 노래(ᾠδὴν καινήν)” — 시편에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위에 응답하는 노래다(시편 96:1, 98:1, 149:1). 출애굽 때의 모세의 노래(출애굽기 15장) 이후, 더 크고 새로운 구원이 올 때 새 노래가 불렸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 창세기의 바벨탑 이후 흩어진 인류가 하나로 모이는 반전이다.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4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5장의 찬양은 세 겹이다. 네 생물과 24장로(8-10절), 수없이 많은 천사들(11-12절), 온 피조세계(13절). 점점 원이 넓어지며 우주 전체가 합창에 가담한다. 4장의 “거룩하다”가 창조주를 향한 것이라면, 5장의 “합당하다”는 구속자를 향한 것이다. 창조와 구속 — 두 개의 큰 노래가 하늘 예배의 두 축이다.

다음 장 —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씩 뗀다. 네 말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6장 — 일곱 인 — 네 말과 두 인


첫째 인 — 흰 말

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탄 자 — 해석이 가장 갈리는 인물이다. 19:11-16의 백마 탄 자(예수)와 같은 이미지이므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계시록 후반부의 환상이며, 6장의 문맥은 심판의 연속이다. 많은 학자는 이 흰 말 탄 자를 정복 전쟁을 상징하는 존재로 읽는다 — 로마 파르티아 기병의 이미지, 또는 로마 제국 자체.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 정복의 무한 욕망.





둘째 인 — 붉은 말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 피와 전쟁의 색.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 로마의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의 평화)가 이 책의 독자들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를 암시한다. 제국이 선포하는 평화는 칼 위에 세워진 것이다.





셋째 인 — 검은 말

5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에 한 데나리온이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검은 말과 저울 — 기근의 상징이다. 데나리온은 로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 밀 한 되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 하루 벌어 하루 식량만 겨우 산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 부유층의 사치품은 보호된다. 기근은 가난한 자를 먼저 죽인다. AD 92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곡식 생산을 늘리기 위해 포도밭을 반이나 줄이라는 칙령을 내렸다가 아시아 속주들의 강한 반발로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 독자들은 이 역사를 알고 있었다.





넷째 인 — 청황색 말

7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의 음성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청황색(χλωρός, 클로로스) — 시체의 색, 병든 피부의 색. 그리스어로 녹색이기도 하다. 영어 성경은 “pale” 또는 “ashen”으로 옮긴다. 이 말의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하데스)가 뒤따른다 — 죽음과 죽음의 영역이 한 쌍으로 등장한다. 20:13-14에서 이 둘은 불 못에 던져진다.





다섯째 인 — 순교자들의 외침

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제단 아래” — 유대교 전통에서 제단에 뿌린 희생제물의 피는 제단 밑으로 흘렀다(레위기 4:7).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 자리에 있다 —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어느 때까지” — 시편 13:1, 79:5의 탄식과 같다. 고통 중의 신앙인이 하나님께 물어온 질문이다. 계시록은 이 질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대답은 즉시 오지 않는다 — “잠시 동안 쉬라.”





여섯째 인 — 우주적 격변

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한 자가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16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의 우주적 언어 — 이사야 13:10(“해가 돋아도 어두워지고 달도 그 빛을 발하지 않을 것이라”), 이사야 34:4(“모든 하늘의 군대가 스러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리라”), 요엘 2:31(“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되리라”)을 합쳐 인용한다. 고대 예언자들이 “날이 온다”고 말하던 그 날이다. 계시록 저자는 그 모든 예언을 한 장면에 겹쳐 놓는다.

“어린 양의 진노(ὀργὴ τοῦ ἀρνίου)” —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역설적인 표현 중 하나다. 희생된 어린 양의 진노. 폭력을 당한 자가 심판자가 된다. 땅의 권세자들이 두려워 산 속으로 숨는다 — 그들이 박해하던 이들이 섬기던 바로 그 어린 양 앞에서.

다음 장 —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 하나님의 인으로 봉인받는 자들이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7장 — 144,000과 흰 옷 입은 큰 무리


네 바람을 붙잡다

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 심판이 멈춘 것이 아니라 유예된 것이다. 이마에 인을 받는 장면은 에스겔 9:4-6을 반향한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명령. 재앙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표시한다.





144,000

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5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144,000 = 12 × 12 × 1,000. 완전한 수(12)를 두 번 곱하고 큰 수(1,000)를 더한 것.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명시하지만 목록이 원래의 지파 목록과 다르다 — 단 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므낫세가 들어갔다. 단이 빠진 것은 단이 처음으로 우상숭배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교부들의 해석이 있다. 이 명단이 문자적 이스라엘인지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14:1-5에서 이들이 다시 나온다 — 거기서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묘사된다.





흰 옷 입은 큰 무리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 144,000이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면, 이 무리는 그 완성된 모습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셀 수 없는 별들”(창세기 15:5)이 이루어진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언어에서 온다 —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진 자리. “흰 옷과 종려 가지” — 승리와 기쁨의 상징. 유대교 초막절에서 종려 가지는 기쁨을 표현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때도 군중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13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 계시록의 역설 중 하나다. 피로 하얗게 된다. 피가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한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가 죽임당한 자들의 옷을 희게 한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 이사야 25:8의 인용이다. “주 여호와가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약속은 21:4에서 새 예루살렘 장면에서 다시 등장한다.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닦아 주신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구체적인 위로다.

다음 장 —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하늘이 반 시간 침묵한다. 나팔이 시작된다.




요한계시록 8장 — 일곱째 인과 처음 네 나팔


하늘의 침묵

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 계시록에서 가장 짧고 가장 울림이 큰 절 중 하나다. 4-5장의 쉬지 않는 찬양, 6장의 말굽 소리와 우레, 7장의 군중의 외침 — 그 모든 소리가 멎는다. 이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다. 또는 기도의 침묵이다 — 10절에서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는 천사들도 잠시 침묵한다.





금 향로와 기도

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5절의 순서 — 향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제단 불이 땅에 쏟아진다. 기도가 심판에 앞선다. 6장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울부짖었다. 그 기도가 하늘에서 모아지고 있었다. 이제 그 향로가 땅으로 쏟아진다.





첫째 나팔 — 피 섞인 우박

6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리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 버리고 각종 풀도 타 버렸더라.

출애굽기 9:23-24의 일곱째 재앙 — 우박과 불이 땅에 내렸다. 계시록의 나팔 재앙들은 출애굽의 열 재앙을 기본 패턴으로 삼는다. 그러나 크기가 다르다. 출애굽의 재앙은 이집트를 대상으로 했고, 계시록의 재앙은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규모가 줄었다 — “삼분의 일”만 해를 입는다. 경고이지 최후 심판이 아니다.





둘째 나팔 — 불 붙는 산

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지더라.

“불 붙는 큰 산” — 화산 폭발의 이미지다. AD 79년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당시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했다. 폼페이가 묻혔고 로마 해군 제독 플리니우스가 죽었다. 예레미야 51:25에서 바빌론은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으로 불렸다. 이 이미지는 바빌론 — 즉 로마 — 의 상징을 역으로 돌려쓴 것일 수 있다.





셋째 나팔 — 쑥

10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 샘에 떨어지니,

11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삼분의 일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아르세니콘, 그리스어 ἄψινθος — 아프신토스) — 성경에서 쑥은 쓴 맛, 저주, 슬픔의 상징이다(예레미야 9:15, 애가 3:15). 실제 쑥(Artemisia absinthium)은 독성이 있어 많이 먹으면 죽는다. 물이 쓴 물이 된다 — 출애굽기 15:23의 마라(쓴 물) 기억이 반전된다. 마라에서 하나님은 쓴 물을 달게 만드셨다. 여기서는 달던 물이 쓴 물이 된다.





넷째 나팔 — 어두움

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타격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치지 아니하고 밤도 그러하더라.

출애굽기 10:21-23의 아홉째 재앙 — 사흘 동안의 흑암. “어두움이 있어 만질 만하더라.” 여기서는 삼분의 일만 어두워진다. 아직 끝이 아니다.





독수리의 경고

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세 천사가 불 나팔을 불 소리로 말미암아.”

세 번의 “화(οὐαί)” — 앞으로 올 세 나팔(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이 특별히 더 가혹할 것임을 예고한다. 독수리는 죽음과 종말의 새다(마태복음 24:28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리라”). 하늘에서 땅으로 경고가 내려온다. 듣는 자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다음 장 —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 심연의 구덩이가 열리고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나온다. 인류의 삼분의 일이 죽는다.




요한계시록 9장 — 다섯째·여섯째 나팔 — 두 화


다섯째 나팔 — 구덩이에서 오는 메뚜기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내가 보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큰 풀무의 연기 같이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무저갱(ἄβυσσος, 아뷔소스) — ’밑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 구약의 테홈(תְּהוֹם — 깊음, 창세기 1:2)에 해당한다. 악령들의 거처이자 가장 깊은 봉인의 장소(20:1-3에서 사탄이 여기에 갇힌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열쇠를 받는다 — 이것이 사탄인지 다른 천사인지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임은 분명하다 — 스스로 연 것이 아니라 “받았더라.”

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땅의 전갈이 권세 있는 것 같이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더라.

4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채소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니,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 욥기 3:21(“죽음을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며”)의 언어다. 재앙이 죽음보다 더 길어진다. 고통이 끝을 찾지 못하는 상태. 다섯 달 — 실제 메뚜기의 활동 기간이기도 하다(봄부터 가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 7장에서 봉인된 자들은 보호된다. 재앙은 무차별적이지 않다.

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들 같은 것이 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으며,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9 또 철 갑옷 같은 갑옷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1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Abaddon · ㉸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폴리온(Apollyon)이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파괴자라.

아바돈(אֲבַדּוֹן) — 히브리어로 ‘멸망, 파멸’. 욥기 26:6, 28:22, 잠언 15:11에서 음부와 함께 등장한다. 아폴리온(Ἀπολλύων) — 그리스어 ‘파괴하는 자’. 로마의 신 아폴로(Apollo)와 발음이 유사하다 —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아폴로와 동일시했다. 독자들이 이 연상을 알아챘을 것이다.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이 후에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나팔 — 유프라테스 강의 군대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는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더라.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그 달, 그 날, 그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프라테스(Euphrates · ㉸ 유프라테스) —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경계. 그 너머는 파르티아 제국이었다.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적이 파르티아 기병대였다. “결박한 네 천사” — 정해진 때까지 묶인 존재들.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 연, 월, 일, 시. 이 재앙은 즉흥적이지 않다.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다.

16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8 이 세 재앙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19 이 말들의 권세는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다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할 수 없는 금, 은, 동, 석, 목으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의 목적 — 파괴가 아니라 회개다. 그러나 재앙이 자동으로 회개를 만들지 않는다. 출애굽기에서 파라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고통이 반드시 돌아섬을 낳지 않는다. 9장 전체는 가장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재앙을 묘사하면서도, 마지막에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한 문장으로 끝난다. 이 책이 진짜 말하려는 것은 재앙의 스펙터클이 아니다 — 인간이 그것을 보고도 돌아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음 장 — 나팔이 멈추고 작은 두루마리를 든 천사가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0장 — 작은 두루마리


구름으로 내려온 천사

1 내가 또 보니 힘 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3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는지라.

4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기록하지 말라” — 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은 인봉되었다. 하나님의 뜻 전체가 계시록에 담겨 있지 않다. 다니엘서도 마지막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직하여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다니엘 12:4). 계시는 완전하지 않다 —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가 있다.

이 천사의 모습은 1:13-16의 인자 같은 이와 유사하다 — 구름, 무지개, 얼굴이 해 같고, 발이 불기둥 같다. 그러나 이 천사는 예수가 아니다. 요한이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다.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가장 강렬한 신적 빛을 반사할 때, 그것은 그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이의 영광을 반영한다. 오른발이 바다에, 왼발이 땅에 — 이 자세는 온 세계를 아우르는 선언이 임박했음을 표시한다.

5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χρόνος οὐκέτι ἔσται)” — 직역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모든 것이 완성된다. 6장의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었다 — 그 대답이 여기서 나온다. 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비밀(τὸ μυστήριον τοῦ θεοῦ)” — 구약의 예언자들이 부분적으로 보았던 것, 그러나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완성된다. 에베소서 1:9-10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때가 찬 경륜 안에서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창조의 분열이 끝나고 하나가 된다. 이 비밀은 은밀한 정보가 아니라 — 선지자들이 일부분 알았던 것의 완전한 성취다.

오른손을 들어 맹세한다 — 고대 법정에서 증언자가 서약하는 자세다. 창조주가 창조된 것들을 두고 맹세하지 않는다 — 창조주 자신 외에 더 높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히브리서 6:13). 이 맹세는 취소될 수 없다. 반 시간의 침묵(8:1) 이후, 일곱 우레의 인봉 이후, 이제 창조주의 맹세가 나온다. 지체가 끝났다.





두루마리를 먹다

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 — 에스겔 2:8-3:3과 직접 대응한다.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었고, 그것이 입에 달다고 했다. 예레미야 15:16도 같다 —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먹은 후에 배가 쓰다 — 예언자가 말씀을 삼키는 것은 기쁨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고통이다. 심판의 말씀은 전하는 자도 상하게 한다.

“작은 두루마리(βιβλαρίδιον)” — 5장의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βιβλίον)와 다르다. 더 작은 것. 그 큰 두루마리는 어린 양만이 열 수 있었다. 이 작은 것은 요한이 먹을 수 있는 크기다. 예언자 요한이 받은 것은 신적 계획 전체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 —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 요한의 예언자적 소명이 새롭게 확인된다. 아모스 3:7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은 이제 예언자다. 예레미야가 “나는 말할 줄을 모른다”고 했고,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했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삼킨다. 말씀이 몸이 된 뒤에 예언이 나온다. 계시록의 나머지는 그 먹은 두루마리의 내용이다 —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그 말씀.

다음 장 — 두 증인이 등장한다. 그들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요한계시록 11장 —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성전 측량

1 또 내게 갈대 같은 지팡이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인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측량하라” — 에스겔 40-43장에서 천사가 새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이 있다. 스가랴 2:1-5에서도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천사가 있다. 측량은 보호와 소유의 표시다. 측량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않는다 — 이방이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흔두 달” — 3년 반 = 1,260일 = 한 때 두 때 반 때. 다니엘서 7:25, 12:7의 숫자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힌 기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연수의 절반. 계시록에서 이 기간은 여러 형태로 반복된다 — 11:2, 11:3, 12:6, 12:14, 13:5. 이것이 문자적 시간인지 상징적 기간인지는 해석에 따라 다르다.





두 증인

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4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한즉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의 정체 —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었고(열왕기상 17:1, 야고보서 5:17), 모세는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출애굽기 7:17-20). 스가랴 4:3,11-14에서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자 — 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 를 가리킨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 또는 유대 교회와 이방 교회를 상징한다고 읽는다. 본문은 특정 인물을 명시하지 않는다.





죽음과 부활

7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8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9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하니 —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 이 성은 예루살렘이다. 소돔은 타락, 이집트는 억압의 상징이었다. 예루살렘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충격적이다. 예언서들이 이스라엘을 소돔에 비유했다(이사야 1:10, 에스겔 16:46). 두 증인의 사흘 반 후 부활 — 예수의 삼 일 후 부활의 반영이다. 1,260일이 사흘 반이 된다 —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압축된다.

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의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나팔 — 하나님 나라의 선언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16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하여,

17 이르되,

“감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니, 이는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심이로소이다.

18 이방들이 분노하였으나 주의 진노가 이르고 죽은 자를 심판할 때가 이르렀사오니 주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가 되었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Messiah, 1741년)의 가장 유명한 합창 “할렐루야”의 가사가 바로 이 절에서 왔다. 초연 때 영국 왕 조지 2세가 이 합창에서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전해진다 — 이후 관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는 것 — 예레미야 3:16에서 예언된 바가 있다. 잃어버린 언약궤가 하늘 성전 안에 있었다.

다음 장 — 하늘의 큰 징조. 해를 입은 여인과 붉은 용이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2장 — 여인과 용


해를 입은 여인

1 하늘에 큰 징조가 나타나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인의 정체 — 세 층위로 읽힌다. 첫째, 이스라엘 — 요셉의 꿈에서 해·달·별들이 이스라엘 가족을 상징했다(창세기 37:9). 둘째, 교회 — 메시아를 낳고 이제 그의 형제들을 낳는 공동체. 셋째, 마리아 — 카톨릭 전통이 이 여인을 마리아와 결부시킨다. 이 세 해석은 배타적이지 않다 — 묵시 문학의 이미지는 층위가 겹친다. “해를 옷 입은” —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창조 세계 전체를 덮는다.





붉은 용

3 하늘에 또 다른 징조가 나타나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들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서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 다니엘 8:10에서 작은 뿔이 하늘의 군대를 땅에 던진다. 이 구절은 용(사탄)이 다른 천사들을 타락으로 이끈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되어왔다. 이것이 사탄의 원래 타락 장면인지, 아니면 그의 땅에서의 활동 범위를 가리키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 시편 2:9의 인용이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이 아이는 메시아다. 탄생에서 곧바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간다 — 예수의 삶 전체가 압축된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한 동작으로 표현된다.





하늘의 전쟁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Michael · ㉸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9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11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밤낮 참소하던 자(ὁ κατήγορος)” — 사탄(히브리어 שָׂטָן, 사탄)의 원래 뜻이 ’대적자·고발자’다. 욥기 1-2장에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한다. 스가랴 3:1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를 고발한다. 계시록에서 이 고발자가 하늘에서 쫓겨난다. 그리스도 사건이 법정의 성격을 바꾸었다.





광야의 여인

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매,

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로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큰 독수리의 두 날개” — 출애굽기 19:4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의 언어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데려간 것이 여기서 다시 반복된다. 교회도 광야를 지나간다. 도피가 아니라 보호다.

뱀이 입으로 강물을 토하는 것 — 물은 제국의 힘, 군사적 압박을 상징한다(이사야 8:7-8, 다니엘 9:26). 그러나 땅이 그것을 삼킨다 — 자연이 하나님 편에서 여인을 돕는다. 민수기 16:30-33에서 땅이 입을 열어 고라를 삼킨 것과 같다.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움직인다.

다음 장 — 용이 두 짐승을 불러낸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 두 짐승


바다에서 오른 짐승

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사자·곰·표범·넷째 짐승)의 특징이 이 하나의 짐승에 합쳐진다. 다니엘의 짐승들은 순서대로 나왔다. 계시록의 짐승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담았다. 모든 제국적 힘이 응축된 존재다. “바다에서” — 다니엘 7:3과 같다. 혼돈의 깊음에서 올라온다. 요한계시록의 첫 독자들에게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이었다 — 로마도 지중해(바다)를 통해 소아시아에 왔다.

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으매” — 어린 양(5:6)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짐승은 그것을 흉내낸다. 죽었다가 살아남 — 짐승의 부활 흉내. 도미티아누스가 “돌아온 네로(Nero Redivivus)”라는 공포의 신화와 연결될 수 있다. AD 68년 네로가 죽은 후 그가 동방에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5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9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적 선언이다. 계시록은 행동을 촉구하지 않는다. 저항도, 반격도 아니다 — 인내와 믿음이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믿는 것 — 그것이 성도의 몫이다.





땅에서 오른 짐승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2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 — 나중에 “거짓 선지자”로 불린다(16:13, 19:20, 20:10).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한다 — 종교적 거짓말쟁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제국의 제사장들로 읽힌다. 소아시아의 각 도시에는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고, 지역 엘리트들이 황제 숭배를 장려했다. 이 짐승은 그들이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 엘리야가 행한 이적(열왕기상 18:38)을 흉내 낸다. 이적이 진리를 보증하지 않는다 — 예수도 같은 경고를 했다(마태복음 24:24).





666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666 — 고대 세계에서 모든 문자는 숫자 값을 가졌다. 이것을 ’게마트리아(gematria)’라고 한다. 히브리 문자로 “네론 카이사르(נרון קסר, Neron Caesar)”를 쓰면 수치 합이 666이 된다. 이것이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유력한 해석이다. 라틴어 표기 “네로 카이사르(Nero Caesar)”는 616이 되는데, 실제 일부 고대 사본에서 616으로 나온다. 가장 오래된 계시록 사본 중 하나인 파피루스 115(P115)에 616이 기록되어 있다.

7의 하나 부족한 수 — 또 다른 해석에서 6은 하나님의 완전한 수 7에 하나 못 미친다. 666은 세 겹으로 실패한 불완전성 — 신이 되려 하지만 결코 될 수 없는 존재다. 두 해석은 배타적이지 않다. 네로라는 역사적 인물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모든 세대의 제국적 권력에 적용되는 상징이 된다.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짐승도 자기 이름의 표를 이마에 새긴다. 두 표 — 두 충성의 대결이다.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다. 매매가 짐승의 표 없이 불가능하다 —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에서 배제된다. 당시 소아시아 상인 길드는 해당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가입 조건으로 삼았다.

다음 장 — 어린 양이 시온 산에 144,000과 함께 서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 어린 양과 세 천사와 추수


시온 산의 144,000

1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인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 문자적 독신 생활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우상숭배(구약에서 음행으로 표현되는)를 거부한 것을 가리키는가. 학자들은 후자를 선호한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어린 양을 따른 자들 — 그것이 “순결”의 내용이다. “처음 익은 열매” — 이스라엘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다(출애굽기 23:19). 이들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처음 열매다.





세 천사의 선언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던 자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 이사야 21:9의 인용이다. “함락하였도다, 함락하였도다. 바벨론이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거 시제로 선언한다 — 예언자의 확신의 문법이다. 바벨론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제국이지만, 계시록에서는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다(17:9, “일곱 산에 앉은” 도시는 로마다). 예레미야 51장과 이사야 47장의 바벨론 심판 예언이 계시록의 배경이다.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포도주는 혼합함이 없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부은 것이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복 있는 죽음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의 일곱 복(마카리즘) 중 두 번째다(1:3, 14:13, 16:15, 19:9, 20:6, 22:7, 22:14).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 당시 도미티아누스 박해를 견디던 신자들에게 직접적인 위로다. 죽음이 패배가 아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 아무것도 잊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억 안에서 모든 행위가 보존된다.





두 추수

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이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지더라.

두 추수 — 첫째는 구원의 추수(곡식), 둘째는 심판의 추수(포도). 예수의 비유에서도 곡식 추수와 알곡·가라지 분리(마태복음 13장)가 함께 나온다. 요엘 3:13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찼고.” 계시록은 요엘의 이중 이미지를 받아 확대한다.

“천육백 스다디온” — 약 300킬로미터. 이스라엘 땅의 길이와 맞닿는다는 해석이 있다. 40 × 40 = 1,600 — 광야 40년을 두 번 겹친 수. 말굴레(1.5미터)까지 피가 찬다 — 압도적인 심판의 규모. 이사야 63:1-6에서 하나님이 홀로 포도주 틀을 밟고 민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배경이다.

다음 장 —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 모세의 노래가 다시 울린다.




요한계시록 15장 — 마지막 일곱 대접 준비


하늘의 징조 — 마지막 재앙

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징조를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크고 이상한 다른 징조(σημεῖον ἄλλο μέγα καὶ θαυμαστόν)” — 12:1에서 해를 입은 여인, 12:3에서 붉은 용이 “징조”로 나왔다. 이제 세 번째 징조다. 세 개의 징조가 이 책의 큰 흐름을 나눈다 — 여인(하나님의 백성), 용(악의 세력), 일곱 천사(심판의 완성).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 8-9장의 나팔 재앙들은 삼분의 일씩 세상을 쳤다. 이 대접 재앙들은 나머지를 마친다. 진노(θυμός, 뒤모스)는 격렬한 분노를 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유리 바다와 모세의 노래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모세의 노래가 배경이다. 거기서 그들은 바다 이편에 서서 구원을 노래했다. 여기서는 유리 바다 위에 서서 노래한다.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 하나다.

거문고(κιθάρα) — 5:8에서 24장로들이 가졌던 것과 같다. 그 거문고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대접과 함께 있었다. 이제 이긴 자들이 직접 거문고를 들고 그 장로들의 자리에서 노래한다. 14:2-3에서 144,000이 부르는 노래도 거문고 소리 같다고 했다. 이 노래들은 하나다 —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같은 악기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νικῶντας ἐκ)” — “이기고”는 계속 반복된다. 2-3장의 일곱 교회 편지마다 “이기는 자에게”가 있었다. 이기는 것은 전쟁에서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생명을 내놓고도 진리를 지키는 것,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유리 바다 가에 선 자들이 이긴 자들이다. 그들의 승리 방식이 어린 양의 방식과 같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 4:6에서 보좌 앞의 유리 바다는 맑았다. 이제 불이 섞였다. 이긴 자들이 서 있는 그 바다는 심판의 바다이기도 하다. 그들이 통과해온 불 — 박해와 환난 — 이 이 유리 바다 안에 담겨 있다.





일곱 대접을 받는 천사들

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7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능히 들어갈 수 없더라.

“증거 장막의 성전(ὁ ναὸς τῆς σκηνῆς τοῦ μαρτυρίου)” — 출애굽 때 광야의 이동식 성막(Tabernacle).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나며 거하신 곳. 그 성막이 하늘에 있다 — 8:5의 “금 향로”와 11:19의 “언약궤”에 이어 하늘 성막의 요소들이 계속 등장한다. 히브리서 8:5에서 땅의 성막은 “하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다. “증거 장막” — 히브리어 ’오헬 모에드(אֹהֶל מוֹעֵד, 회막)’를 칠십인역(Septuagint)이 σκηνὴ τοῦ μαρτυρίου로 번역한 것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증언하는 장막.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더라” — 솔로몬 성전 봉헌 때 야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열왕기상 8:10-11).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라고 외쳤다(이사야 6:5). 하나님의 임재의 농도가 너무 짙어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의 장엄한 멈춤이다.

“금 대접(φιάλας χρυσᾶς)” — 넓적한 그릇이다. 성전에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쓰던 그릇과 같은 형태다(출애굽기 27:3). 성도들의 기도가 담겼던 “금 대접”(5:8)과 같은 단어다. 기도가 담겼던 그 대접이 이제 심판을 담는다. 순교자들의 기도가 — “언제까지입니까” — 이 대접들로 돌아온다.

다음 장 — 일곱 대접이 차례로 부어진다. 출애굽 재앙의 완성판이 펼쳐진다.




요한계시록 16장 — 일곱 대접


붓기 시작하라

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대접 — 악성 종기

2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하고 아픈 종기가 생기더라.

출애굽기 9:10의 여섯째 재앙 — 이집트 전역에 악성 종기. 그러나 거기서는 이스라엘은 제외되었다. 여기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종기가 난다. 재앙은 표지를 식별한다.





둘째 대접 — 바다가 피가 되다

3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에 있는 생물이 다 죽더라.

8:8의 나팔 재앙에서는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됐다. 이제는 전부다. “죽은 자의 피 같이” — 신선한 피가 아니라 응고된 피.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다.





셋째 대접 — 강이 피가 되다

4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 피가 되더라.

5 내가 들으니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으니 그들은 당할 만하니이다.”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주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셨으니” — 시적 정의(poetic justice). 구약의 동해보복(lex talionis) 원리가 우주적 규모로 펼쳐진다. 성도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피를 마신다. 6:10에서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부르짖었다 —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제단이 직접 “의로우시도다”라고 응답한다.





넷째 대접 — 해로 사람을 태우다

8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 사람들이 크게 태워지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여 …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 재앙의 목적이 회개임이 다시 강조된다. 그러나 반응은 같다 — 비방.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진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도 굳어진다. 고통이 자동으로 변화를 낳지 않는다는 것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관찰이다.





다섯째 대접 — 짐승의 왕좌를 어둡게

10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대접 — 유프라테스가 마르다

12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 그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Armageddon · ㉸ 하르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세 더러운 영 — 출애굽기 8:1-15의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를 반향한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같은 이적을 행했다 — 짐승의 영들도 이적으로 왕들을 속인다. 용·짐승·거짓 선지자의 삼중 악 — 성부·성자·성령의 패러디다.

아마겟돈(הַר מְגִדּוֹ, 하르 므깃도) — “므깃도 산”이라는 뜻. 므깃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치러진 곳이다. 사사기 4-5장(드보라와 바락), 열왕기하 23:29(요시야의 죽음). 나폴레옹은 므깃도 평원을 보고 “세상 모든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 지명이 최후 전쟁의 장소로 사용된 것은 역사적 기억 때문이다.





일곱째 대접 — 다 이루었다

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니,

18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크던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찾을 수 없더라.

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다 이루었다(Γέγονεν)” — 요한복음 19:30에서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한 말과 같다. 거기서도 “다 이루었다”였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었다. 여기서는 심판의 완성이다. 같은 완성이 두 방향을 가리킨다.

“한 달란트(약 30킬로그램)나 되는 큰 우박” — 출애굽기 9:24의 우박 재앙을 극단까지 밀어붙인다. 그래도 사람들은 비방한다. 이 반응의 반복이 계시록의 가장 어두운 그림이다 — 재앙이 아무리 극심해도 마음이 굳어지면 끝내 돌아서지 않는다.

다음 장 —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17장 — 큰 음녀 바벨론


음녀의 환상

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2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Babylon the Great),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이상히 여겼더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 예레미야 51:13에서 바벨론은 “많은 물 가에 살며”로 묘사되었다. 17:15에서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해석된다. 제국적 권력이 온 세상 위에 앉아 있다는 이미지다.

“금 잔에 가증한 물건이 가득” — 예레미야 51:7 “바벨론은 온 세상이 취하게 한 금잔이라.” 화려한 외면과 더러운 내용물의 대조.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잔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다”고 했다(마태복음 23:25). 같은 이미지다.





짐승의 비밀

7 천사가 이르되, “왜 이상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것을 볼 때에 이상히 여기리라.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있으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일곱 산” — 로마를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단서다. 로마는 고대부터 “일곱 산의 도시(Urbs Septicollis)”로 불렸다. 카피톨리누스, 팔라티누스, 아벤티누스, 퀴리날리스, 비미날리스, 에스퀼리누스, 카일리우스의 일곱 언덕. 독자들은 즉시 알아챘을 것이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 다섯 황제가 죽고, 지금 한 황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우구스투스에서 시작하면 갈바·오토·비텔리우스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 누가 “지금 있는 왕”인지가 달라진다. 이 수수께끼의 의도적 모호함이 본문을 모든 시대의 제국에 적용 가능하게 만든다.

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한동안 받으리라.

13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음녀의 최후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니,

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사 자기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게 하심이라.

18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음녀를 미워하여 불로 아주 사르리니” — 역설이다. 제국이 자신의 수도를 불태운다. 제국적 힘은 내부에서 스스로를 파괴한다. 로마 역사에서 내전과 황제 암살과 도시 약탈의 반복 — 제국의 힘이 제국 자신을 향한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지 않는다. 악이 악으로 스스로 망한다.

이 장면은 예레미야 50-51장의 바벨론 멸망 예언을 배경으로 한다. “일어나라, 야훼여! 그 집에서 그 땅에서 심판하라”(예레미야 51:6). 새로운 바벨론(로마)에게 그 심판이 임한다.

다음 장 — 바벨론의 멸망을 하늘과 땅이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요한계시록 18장 — 바벨론의 멸망


선고

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며 그가 섞은 잔에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7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이심이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 예레미야 51:45의 인용이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 가운데서 나와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듯, 신자들은 바벨론의 가치 체계에서 나와야 한다. 지리적 탈출이 아니라 문화적·경제적 탈출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 이사야 47:8에서 바빌론이 하는 말이다. 자기 불멸을 믿는 제국의 오만.





땅의 왕들과 상인들의 애도

9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견고한 성이여,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11 땅의 상인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몰약과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목숨이라.

상품 목록 — 고대 로마의 사치품 수입 목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로마는 동방의 향료·비단·보석을 위해 막대한 금과 은을 쏟아부었다. 1세기 로마 작가 대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는 인도와 아라비아로 매년 1억 세스테르티우스가 흘러나간다고 탄식했다. 목록의 마지막 항목이 “사람의 목숨(ψυχὰς ἀνθρώπων)” — 노예다. 화려한 경제의 맨 밑바닥에 사람이 있다. 이 목록은 제국 경제의 도덕적 고발장이다.

14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 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다시는 이것들을 보지 못하리로다.

15 이 상품들로 그를 통하여 치부한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16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이여. 한 시간에 그 많은 재물이 망하였도다.”

17 또 모든 선장과 선원들과 선박에서 일하는 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μιᾷ ὥρᾳ)” — 세 번 반복된다(10, 17, 19절). 제국의 힘이 갑작스럽게 끝난다.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 콘스탄티노플(1453년), 베를린 장벽(1989년). 그 강고하던 것이 한 시간 만에. “멀리 서서(ἀπὸ μακρόθεν)” — 왕들, 상인들, 선원들 모두 멀리 서서 보기만 한다. 바벨론과 함께 타지 않으려고.





하늘의 기쁨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21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발견되지 못하리라.

22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떤 장인이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맷돌 가는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23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으리로다. 네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장면 — 예레미야 51:63-64에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심판 두루마리를 돌에 달아 유프라테스 강에 던진다. “바벨론이 이와 같이 잠겨 일어나지 못하리니.” 예수도 같은 이미지를 썼다 —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마태복음 18:6).

22-23절의 “결코 다시(οὐ μὴ)”가 여섯 번 반복된다. 끊어진 것들의 목록 — 음악, 장인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 신랑과 신부의 소리. 인간의 평범한 삶 전체다. 멸망한 도시의 침묵을 이렇게 묘사한 것은 에스겔 26장에서 두로(Tyre)의 멸망을 묘사하는 방식을 따른 것이다.

다음 장 — 하늘에서 큰 무리의 할렐루야가 울린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선포된다.




요한계시록 19장 —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백마 탄 자


하늘의 할렐루야

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3 또 두 번째로 이르되,

“할렐루야! 그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도다.”

4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크고 작은 자들아,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Ἁλληλουϊά)” — 히브리어 할렐루야(הַלְלוּיָהּ)가 헬라어로 음역된 것.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오직 이 장, 네 번뿐이다(1, 3, 4, 6절). 시편 113-118편이 “할렐 시편”으로 유월절에 불렸다. 새로운 출애굽이 완성되는 이 자리에서 그 노래가 다시 울린다.

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도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로다.”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더라.

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 호세아·이사야·에스겔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되었다. 이사야 62:5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에베소서 5:25-32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한다. 계시록에서 그 혼인이 이루어진다.

신부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 17:4에서 음녀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있었다. 신부는 세마포(λινοῦν)를 입는다. 이집트 제사장들이 세마포를 입었다 — 거룩함의 옷.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옷감이 된다.





백마 탄 자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 있는데 그것을 탄 이는 충신과 진실이라 불리고, 그는 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고 또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더라.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충신과 진실” — 예수에게 붙여진 이름들이다(1:5, 3:14). 6:2의 흰 말 탄 자와 비교된다. 그것은 정복 전쟁이었고, 이것은 의로운 심판이다. “피 뿌린 옷” — 14:19-20의 포도주 틀에서 흘러나온 피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피인지 논쟁이 있다. 이사야 63:1-3의 에돔에서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아 옷이 붉어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배경이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 —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존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 이름은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의 신비는 출애굽기 3:14(“나는 스스로 있는 자”)부터 계속된다. “하나님의 말씀(Λόγος τοῦ Θεοῦ)” — 요한복음 1:1의 로고스(Logos)와 같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역사의 끝에 심판자로 온다.





큰 잔치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의 큰 잔치” — 에스겔 39:17-20에서 하나님이 새와 짐승을 불러 자신이 준비한 잔치를 먹게 한다 — 하나님의 심판 이후 적의 시체로 벌이는 역설적인 잔치. 19:9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17-18절의 “하나님의 큰 잔치”가 대조된다 — 같은 장에 두 잔치가 있다. 하나는 기쁨의 잔치, 하나는 심판의 잔치.

전쟁의 묘사가 짧다는 점이 주목된다. 적들이 모였다가 짐승이 잡히는 것으로 끝난다. 싸움이 묘사되지 않는다. 백마 탄 자의 입에서 나온 검으로만 적들이 죽는다 — 그 검은 말씀이다. 이 전쟁은 군사력의 대결이 아니다.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다.

다음 장 — 사탄이 결박되고 천년왕국이 온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0장 — 천년왕국과 마지막 심판


사탄의 결박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 년(χίλια ἔτη, 킬리아 에테) — 계시록에서 여섯 번 나온다(2, 3, 4, 5, 6, 7절). 이 숫자의 해석을 둘러싼 세 주요 신학 입장이 있다.

전천년설(Premillennialism) — 예수가 재림한 후 문자적 천 년 동안 지상에서 왕 노릇 한다. 초기 교부들 중 이레나이우스·유스티누스 마르티르가 지지했다. 현대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의 기반.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 복음이 세상에 확산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천 년” 이후 재림이 온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입장이었다.

무천년설(Amillennialism) — “천 년”이 상징적 수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어거스틴(Augustine)이 이 입장을 확립했다. 종교개혁자들(루터·칼뱅)과 현대 개혁신학이 주로 여기 속한다.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로다.

“목 베임을 당한 자들(πεπελεκισμένων)” — 이 단어는 도끼로 참수된 자들을 가리킨다. 로마는 시민에게 도끼로 참수형을 집행했다. 순교자들이다. 그들이 왕 노릇 한다 — 권력의 완전한 역전. “제사장이 되어” — 출애굽기 19:6 “제사장 나라”의 성취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





곡과 마곡

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Gog)과 마곡(Magog)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하고,

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 — 에스겔 38-39장에서 곡은 마곡 땅의 왕이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북방의 대군을 이끈다. 에스겔에서 이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공격이었고 하나님이 직접 물리쳤다. 계시록에서 곡과 마곡은 에스겔의 특정 국가 지명이 아니라 마지막 반란 세력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 이름이 된다. 잠깐 놓인 사탄이 다시 미혹하는 자들이 이들이다.





마지막 심판 — 크고 흰 보좌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 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더라.

“크고 흰 보좌(μέγας λευκὸς θρόνος)” — 다니엘 7:9-10의 심판 장면과 같다. 거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으시고 책들이 펼쳐졌다.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다” — 피할 곳이 없다. 이 장면 앞에서 자연 자체가 물러선다. 공간이 사라진다. 심판만 남는다.

책들과 생명책 — 두 종류의 책이 있다. 행위가 기록된 책들, 그리고 생명책(βίβλος τῆς ζωῆς). 행위로 심판받지만, 동시에 생명책이 있다. 이 두 개의 기준 — 행위와 은혜 — 이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신학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다. 계시록은 둘 모두를 진술하고 해결하지 않는다.

“사망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지니” — 사망(Θάνατος)과 음부(ᾅδης)가 인격화되어 등장했다(6:8). 이제 그것들 자체가 불 못에 던져진다. 고린도전서 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 죽는다. 적이 제거된다. 무엇이 남느냐 — 21장이 그 대답이다.

다음 장 —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한계시록 21장 —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 — 이사야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의 인용이다. “새(καινός, 카이노스)” — 그리스어에서 새로운 것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다. 네오스(νέος)는 시간적으로 새로 생긴 것,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이 파괴된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이 변환된 것이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 바다는 계시록 내내 짐승이 올라오는 혼돈의 장소였다(13:1). 창세기 1:2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그 깊음의 물이 있었다. 새 창조에서 그 원초적 혼돈이 사라진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악이 올라올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 이 네 가지는 타락 이후의 세계가 안고 온 것들이다. 창세기 3:16-17에서 고통과 수고가 시작됐다. 21:4에서 그것이 끝난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이 만든 문제의 해결을 향해 달려가며, 그 해결이 여기서 선언된다.





만물의 새로워짐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6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루었도다(Γέγοναν)” — 16:17의 “다 이루었다”의 완성형이다. 심판이 이루어졌고, 이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공식이었다(예레미야 31:33). 여기서 개인에게 적용된다. 언약 관계의 절정.





새 예루살렘의 묘사

9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라.

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 —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다.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가 이 도시의 구조를 이룬다. 에베소서 2:20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스겔 48:31-34에서도 새 성의 열두 문에 지파 이름이 새겨졌다. 계시록은 에스겔의 새 예루살렘 환상을 완성한다.





정육면체의 도시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7 그 성곽을 측량하니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 정육면체(cube)다. 12,000 스다디온은 약 2,200킬로미터. 실제 크기의 도시가 아니라 상징적 형태다. 정육면체는 구약에서 단 한 군데에서 나온다 —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내소). 열왕기상 6:20 “내소는 길이가 이십 규빗, 너비가 이십 규빗, 높이가 이십 규빗이라.” 새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다. 온 도시가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의 공간이다. 성전 안의 가장 거룩한 방이 온 세계로 확장된다.

144규빗(12 × 12) — 7장의 144,000과 같은 수. 완전한 수의 완전한 표현.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요,

19 그 성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더라.

열두 기초석의 보석들 — 출애굽기 28:17-20의 대제사장 흉패에 박힌 열두 보석과 대응한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된다. 이사야 54:11-12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네 돌들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놓으며” 약속하셨다. “한 개의 진주” — 예수의 비유에서 진주 상인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마태복음 13:46)고 했다. 그 진주가 문이 된다.





성전이 없는 도시

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 성경 전체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집중된 장소였다 — 성막, 솔로몬 성전,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 이제 그 제도가 끝난다.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다. 중개 공간이 필요 없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의 완성이다.

“밤이 없음이라” — 창세기에서 빛과 어둠이 분리되었다(창세기 1:4). 새 예루살렘에서 분리가 사라진다. 밤이 없으므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닫힌 문은 방어의 표시 — 두려움의 표시다. 두려움이 사라지니 문이 항상 열려 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 이사야 60: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모든 민족의 영광이 그리로 들어간다 — 인류가 이루어온 것들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온다. 새 예루살렘은 배타적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다 — 만국에게 열린 도시다.

다음 장 —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 성경의 마지막 말들.




요한계시록 22장 — 생명수의 강


강과 나무

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뭇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생명수의 강 — 에스겔 47:1-12에서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사해를 살린다. 스가랴 14:8에서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흐른다. 창세기 2:10에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네 방향으로 갈라졌다. 계시록 22장의 강은 그 모든 강들의 완성이다. 에덴의 강은 네 갈래로 흩어졌다 — 타락으로 흩어진 물이다. 새 예루살렘의 강은 보좌에서 한 줄기로 흐른다.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다.

생명나무 — 창세기 3:22-24에서 인간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에덴을 닫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그룹들과 불 칼로 에덴의 동쪽을 지키게 하시더라.”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성경은 생명나무를 닫힌 채로 두고 3,000년을 이어왔다. 계시록 22장에서 그 나무가 다시 열린다.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 부족함이 없다. 계절이 바뀌어도 항상 열매를 맺는다.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 나라들이 치유된다. 상처가 나무 잎으로 낫는다. 에덴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에덴을 넘어선 것이다 — 에덴에는 없었던 만국이 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οὐδὲν κατάθεμα ἔσται)” — 창세기 3:17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사라진다. 바울이 로마서 8:20-21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라고 쓴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다. 창조 세계 전체의 해방이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출애굽기 33:20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하셨다. 예언자들도, 제사장들도,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에스겔은 보좌를 묘사하면서도 얼굴은 묘사하지 않았다. 이 마지막 장에서 마침내 —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모든 장막이 걷힌다. 이것이 신학이 “직관(直觀, beatific vision)”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 하나님을 직접 봄. 성경 전체의 긴장이 여기서 풀린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

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또 천사에게 경배하려 한다 — 19:10에서 한 번 이미 그랬다. 두 번째다. 강렬한 환상을 본 후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계시록 저자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 모두 같은 교정을 받는다 —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반복이 의도적이다. 가장 고결한 존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10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다니엘 12:4에서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직하고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요한은 반대 명령을 받는다 —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의 봉인이 계시록에서 풀린다. 다니엘의 “마지막 때”가 요한의 시대에 이르렀다는 선언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 경고가 끝났다. 더 이상의 유예가 없다.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 선언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빛나는 새벽 별이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 — 역설적 표현이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혈통)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뿌리(기원)다. 마태복음 22:41-46에서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물었다 — “다윗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으니 그리스도가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이가 역사 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빛나는 새벽 별” — 민수기 24:17에서 발람의 예언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새벽 별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에 떠오른다. 어두움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다.





마라나 타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Ἔρχου)” — 이 짧은 단어가 계시록을 닫는다. 성령이 오라 한다. 신부(교회)가 오라 한다. 듣는 자가 오라 한다. 그리고 목마른 자가 온다. 모든 초대가 하나의 흐름으로 모인다. 이 구절은 두 방향으로 열려 있다 — 그리스도에게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는 초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향해 “오시옵소서”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계시록의 마지막 호흡은 기다림이다.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 신명기 4:2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다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책이 토라와 같은 권위를 가진다는 선언이다. 2세기 교회가 정경(Canon)의 문제로 씨름할 때,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을 정경에 포함시키는 근거로도, 배제하는 근거로도 읽혔다. 포함을 주장하는 쪽은 이 구절이 책 자체의 완결성 선언이라고 보았다.





마지막 세 절

20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Ἔρχου, κύριε Ἰησοῦ)” — 이것은 아람어 기도 “마라나 타(מַרַנָא תָּא)”의 그리스어 번역이다. 고린도전서 16:22의 끝부분에 아람어 그대로 등장하고, 2세기 초 기독교 예배 문서인 디다케(Didache) 10장에도 나온다 — “주님, 오소서. 이 세상은 지나가고 은혜가 오게 하소서.” 아람어가 기도로 남아 있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예수의 모국어로 처음 드려진 후 그대로 전수되었음을 의미한다.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가장 오래된 기도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절 —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끝난다 — 은혜(χάρις, 카리스)라는 단어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가 모두 은혜로 끝난다. 신약 27권이 은혜로 끝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시록은 그 전체의 마지막 책으로서, 그 마지막 단어로 성경 전체를 닫는다 — 은혜.





에덴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성경 전체는 정원에서 시작해 도시 안의 정원으로 끝난다. 창세기 2장의 에덴 — 두 사람, 두 나무, 하나의 강이 네 방향으로 갈라지는 정원. 요한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 하나의 생명나무가 강 양쪽에 줄지어 서 있고, 강이 보좌로부터 한 줄기로 흐르는 도시 안의 정원.

에덴에서 닫혔던 생명나무가 열린다. 에덴에서 시작된 저주가 사라진다. 에덴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얼굴이 회복된다. 에덴에서 시작된 죽음이 끝난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 타락 이전에는 없던 것들이 있다. 만국의 치유, 제사장 왕국, 어린 양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성경이 끝나는 자리에는 인류가 알아온 모든 질문들 — 고통이 왜 있는가, 악이 왜 있는가, 죽음이 왜 있는가 — 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보다 더 큰 것이 선언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얼굴을 볼 수 있다. 눈물이 닦인다. 밤이 없다. 문이 열려 있다. 은혜가 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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